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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한 권의 책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66권의 다양한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책은 저마다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징, 신학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책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

이 해설서는 성경 각 권을 더 바르게 읽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다. 본문을 대신하려는 책이 아니라, 독자가 성경 본문 앞에 더 가까이 서도록 돕는 안내서가 되고자 했다. 따라서 각 권의 서론에서는 책의 위치와 성격, 역사적 배경, 전체 흐름, 핵심 신학을 정리했고, 본문 해설에서는 단락의 흐름과 중심 메시지를 따라가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피고자 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와 심판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성경 해설의 목적도 지식의 축적에만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과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책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자 하는 독자, 각 권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싶은 독자, 설교와 성경공부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였다. 필요한 곳에서는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구조를 설명했지만, 최종 목적은 언제나 본문 자체가 말하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듣는 데 두었다.

부족한 해설이지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성경 66권을 따로 흩어진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구속 역사 안에서 연결된 말씀으로 읽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각 권의 본문을 더 주의 깊게 읽고, 그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새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한다. 이 작은 해설서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한다.

최용진

2026년 8월







구약





모세오경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모세오경은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로 이루어진 구약의 첫 다섯 책이다. 유대 전통은 이를 ‘토라’, 곧 가르침이라 부르고 헬라어 전통은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의 오경이라 불렀다. 오경은 창조와 타락에서 시작하여 족장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광야 훈련과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이어지며 구약의 역사·예배·윤리·예언을 이해하는 토대를 놓는다. 신약도 모세의 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언하는 정경적 기초로 사용한다(눅 24:27, 44; 요 5:46).




2. 역사·문학적 성격

오경은 기원 이야기, 족장사와 출애굽 역사, 언약 체결, 율법과 제사 규례, 족보·인구 조사, 시와 설교가 결합된 통일된 언약 문서다. 본문과 성경 전체의 증언은 모세를 중심 저자와 중보자로 제시하며, 그의 죽음 기록 같은 부분에 후대의 영감된 정리 가능성을 인정해도 모세적 기원과 권위는 훼손되지 않는다(출 24:4; 민 33:2; 신 31:9, 24; 수 1:7-8). 문서가설처럼 가정된 자료들을 본문의 실제 역사와 최종 통일성보다 앞세워 오경을 여러 시대의 종교적 산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롱맨·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오경 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1, 오경 서론).




3. 전체 흐름

창세기는 선한 창조와 인간의 반역, 심판 가운데 보존되는 은혜, 아브라함의 씨·땅·열방의 복에 관한 약속을 보여 준다. 출애굽기는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종 된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을 맺고 성막에 거하시는 과정을 기록한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속죄와 정결과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가르친다. 민수기는 광야 세대의 불신과 심판 속에서도 약속을 이어 새 세대를 준비하시는 신실하심을 증언한다. 신명기는 땅에 들어가기 전 언약을 갱신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되 장차 마음의 할례와 회복이 필요함을 밝힌다.




4. 핵심 신학

오경의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세우고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구속자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임재에서 쫓겨났고, 홍수와 바벨과 광야의 반역은 죄가 개인과 공동체와 피조세계 전체를 무너뜨림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한 백성을 택해 열방의 복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 출애굽의 구원이 율법 수여보다 먼저라는 순서는 중요하다. 율법 준수는 구원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속량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언약적 응답이다(출 19:4-6; 20:2; 신 6:4-5).

성막과 제사, 정결 규례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길을 여심을 드러낸다. 땅은 인간이 절대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선물이며, 안식일·안식년·희년은 시간과 노동과 경제생활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가르친다. 그러나 금송아지와 광야 반역, 모세 자신의 실패와 신명기의 경고는 외적 구원과 율법만으로 완고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음을 보여 주며 더 깊은 속죄와 새 마음을 기다리게 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고 열방에 복을 가져오시는 분이다(창 3:15; 12:1-3; 갈 3:16). 그는 유월절 어린양, 광야에서 들린 놋뱀, 하늘의 양식, 반석에서 난 물, 성막과 제사와 대제사장이 가리키던 구원을 자기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성하신다. 또한 모세보다 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며, 자기 백성을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신다(요 1:14, 29; 3:14-15; 6:32-35; 고전 10:1-4; 히 3:1-6; 8–10장). 각 인물과 물건을 임의로 일대일 대응시키기보다 신약의 인용, 언약과 제도의 발전, 출애굽과 임재라는 큰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께 연결해야 한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1권).




6. 읽는 방법

오경의 서사와 법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법은 구원 이야기 안에서 주어졌고, 서사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약속과 심판과 은혜를 이루신 일을 증언한다. 제사·정결·음식·시민 규례를 오늘의 교회에 문자적으로 복제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의법과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시민법,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도덕적 요구를 구분하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동시에 ‘은혜 아래 있다’는 말로 창조 질서와 십계명의 도덕적 요구를 폐기해서도 안 된다. 어려운 전쟁과 심판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과 오래 참으심, 죄의 충만함, 구속사의 독특한 심판을 함께 살피며 현대의 종교 폭력이나 민족주의를 정당화하지 않아야 한다.




7.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오경 관련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트렘퍼 롱맨 3세·레이먼드 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및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1권;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1의 오경 서론을 참고하였다.







창세기

성경 해설


창세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창세기는 성경 전체와 모세오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타락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의 약속을 이어 가시는 큰 흐름이 여기서 시작된다. 따라서 창세기는 단순한 기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인간, 죄, 언약,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주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서론이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를 따라 이 책을 ‘베레쉬트’, 곧 ‘태초에’라고 부른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명칭 ‘게네시스’는 ‘기원’ 또는 ‘발생’을 뜻하며, 여기에서 한국어 ‘창세기’와 영어 Genesis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 책은 우주와 인류, 죄와 죽음, 언약 백성과 구원 약속의 시작을 다룬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창세기 자체는 저자와 기록 연대를 직접 밝히지 않지만, 성경과 유대교·기독교 전통은 오경의 기본적인 저작 권위를 모세와 연결해 왔다(출 24:4; 신 31:9; 눅 24:27, 44; 요 5:46-47). 창세기의 사건들은 모세보다 훨씬 앞선 시대를 다루지만, 이 책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 따라서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는 고대 인물들의 전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기원과 사명을 설명하는 권위 있는 역사이자 신학적 증언으로 읽어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창세기의 첫 독자는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의 우상 문화 사이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 창세기는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존재가 인간의 우연이나 민족적 우월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언약에서 시작되었음을 가르친다. 이 책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위해 열방 가운데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창세기는 크게 원시 역사(1–11장)와 족장 역사(12–50장)로 전개된다. 앞부분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을 통해 온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가운데 보존되는 은혜를 보여 준다. 뒷부분은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선택하여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열방을 복 주실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 준다. 창세기에 반복되는 ‘톨레도트’, 곧 ‘내력/족보’ 표제를 따라 보면 이 흐름은 아담 안에서 복이 저주로 기울어지는 역사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저주 가운데 복이 이어지는 역사로 선명해진다(에리 C. 레더, 『에덴의 동쪽에서』).




6. 핵심 주제와 신학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에덴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배자였지만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이 흐름은 모세오경 전체에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새 창조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빅터 해밀턴, 『NICOT 창세기』;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창세기 서론).

창세기는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숨기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족은 모두 연약하고 때로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약속하시며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사람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보존하신다(50:20). 특히 요셉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약속의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창세기는 하나님의 왕권과 약속된 씨의 소망도 보여 준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틀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곧 창조 세계를 돌보며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창조주께 반역하여 그 복된 통치와 처소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3:15),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씨를 통한 열방의 복(12:1-3; 17:7-8; 22:18), 유다에게서 나올 통치자의 약속(49:8-12)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참된 왕의 길을 준비하신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신약은 첫 아담의 불순종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하며 창세기의 약속이 복음 안에서 성취됨을 밝힌다(롬 5:12-21; 갈 3:16).




8. 그리스도와 복음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타락 직후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모리아에서 이삭 대신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3:15; 15장; 22:8-14). 이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대속과 일대일로 단순 대응시켜서는 안 되지만, 창세기 전체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보존하시고 희생 제물을 마련하시며 약속의 씨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시는 구속사적 방향이 흐른다. 그 방향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희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난다.




9. 읽는 방법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는 각 인물의 도덕적 모범만 찾기보다, 하나님이 죄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15:6), 족장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본향을 바라보았다(히 11:8-22).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첫 빛을 담고 있으며, 요셉의 죽음과 출애굽의 소망으로 끝나 다음 구원 사건을 기다리게 한다(50:24-26).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창세기 서론; 빅터 해밀턴, 『NICOT 창세기』; 에리 C. 레더, 『에덴의 동쪽에서』;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창세기 서론;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참고하였다.






I. 원시 역사(1:1-11:32)


A. 세상 창조(1:1-2:3)

창세기 1장 해석과 관련한 큰 논쟁 중 하나는 “날”[욤]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문자적 관점: [욤]을 문자 그대로 하루 24시간으로 보며 문자적 6일 창조로 이해한다(Robert Gurney).

온건한 문자적 관점: 나중 세 “날들”은 하루 24시간을 말하지만, 처음 세 “날들”은 해와 달이 존재하기 전이므로 더 긴 기간일 수 있다.

중단적 활동 관점: 24시간인 날들 사이에 무한의 시간이 있다(John Lennox).

간격 관점: 창세기 1:1과 1:2 사이에 무한에 가까운 시간 간격이 있다(G. H. Pember).

날-시대 관점: 각 창조의 날은 지질학적 시대를 나타낸다(Hugh Ross).

문학적 틀 관점: 날들은 창조 기사를 구조화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Victor Hamilton).

비유적 관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것으로 꼭 하루가 24시간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Kent Hughes).

4번과 5번은 성경의 가르침과 큰 차이가 있다.

창조론자들 사이에서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랜 지구 창조론자(David Snoke), 젊은 지구 창조론자(Andy McIntosh), 유신론적 진화론자, 지적 설계론자(William Dembski) 등이 있다.

1. 태초에(1:1-2)

1장 1절의 “태초에”[베레쉿]는 절대형으로 번역해 1장 1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대 번역본들과 마소라 본문, cf. 빅터 해밀턴은 1절을 표제와 요약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혹은 “시작했을 때”처럼 연계형으로 번역하여 2절 또는 3절에 종속된 절로 볼 수도 있다(전통적인 번역, 칼빈도 이 번역을 따름). 그러나 후자의 번역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땅”, “어둠”과 “물”이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성경은 무에서의 창조를 확고하게 견지한다. 창조 전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cf. 사 44:6, 45:5).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록은 당시의 이교의 우주발생론(영원한 선과 악의 대립, 우주와 신의 일치 등)을 의도적으로 반박한다.

여기서 “하늘”[하솨마임]은 단순히 하늘을 가리키기 보다는 전 우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든 웬함).

2절의 “혼돈하고 공허하며”[토후 바보후]는 “형체 없음과 공허함”(명사)을 의미한다. 해밀턴은 이를 “사막과 황무지”로 번역한다. 이 문구는 구약에서 자연계에 혼돈을 일으키는 힘들을 상징한다(사 34:11, 렘 4:23).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18)

“하나님의 영[루아흐]”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cf. 출 31:3). 시편 104:30은 성령님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2. 첫째 날(1:3-5)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예히 오르]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이 존재하게 하신다. 1장에서 말씀으로(“~있어라 하니 ~이 있었다”)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은 빛 뿐이다.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태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신다고 말한다(계 22:5).

하나님께서는 빛-어둠을 나누신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사 45:7). 창조에 있어서 분리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첫째 날에 빛-어둠 뿐만 아니라 1장 2절에 언급된 땅과 물도(1:9-10)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둘째 날(1:6-8)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도 나누시는 일을 하신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으로 하여금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신다. 창조의 6일중 오직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는 아마도 물과 물을 나누는 궁창의 창조가 셋째 날의 땅과 바다를 드러내는 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해밀턴).

첫째 날부터 시작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낸다. 이후에 이 일은 아담에게 위임된다(2:19).

4. 셋째 날(1:9-13)

둘째 날에 궁창(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 바다가 생겨나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다. 셋째 날과 여섯 째 날은 두가지 창조가 나타나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도 두 번씩 등장한다.

11~13절은 공간을 채워가시는 창조사역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에게 명령하심으로 각종 식물과 과실수를 내게 하신다.

“여기서 초자연과 자연이라는 두 개념은 각자의 위치를 갖는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때문에 존재한다. 이 발언된 말씀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배경이다. 그러나 이 똑같은 말씀이 다양한 종류와 창조 질서에 스스로 지속되는 수단을 허락한다.” (해밀턴, 132)

5. 넷째 날(1:14-19)

광명체들의 창조에서는 그것들의 존재 이유 즉 그 기능을 두 번에 걸쳐 반복하며 강조한다. 광명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낮과 밤(빛과 어둠)을 나누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며 땅을 비추는 일을 한다. 당시 대부분 이교는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겼지만 성경은 이러한 광명체들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롬 1:25).

6. 다섯째 날(1:20-23)

첫째 날(빛)과 넷째 날(광명체들)이 병행을 이루듯, 둘째 날(하늘, 바다)과 다섯째 날(조류, 수중 생물)도 병행을 이룬다.

특별히 “바다 짐승들”로 번역된 [타니님]은 성경의 다른 세 곳에서 “용들/용”으로 번역되며 하나님의 대적자로 상징된다(시편 74:13, 사 27:1, 51:9).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타니님]은 다른 신화들에 나타나는 암시(적대 세력)와는 달리 단지 해양의 거대한 생물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고 명령하신 것(28절)과 마찬가지로 조류와 수중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신다(22절).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7. 여섯째 날(1:24-31)

셋째 날에 땅을 생겼다면 여섯째 날에는 땅을 채우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명령하여 각종 가축과 기는 것, 야생 동물을 내게 하신다. “[모든 생물은] 스스로 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창조주(Creator)가 여러 창조자(creators)를 만든다.” (해밀턴)

26절의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다. 크게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견해(고든 웬함, cf. 욥 38:4, 7)와 문법적으로 “위엄의 복수형”이라는 견해 또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해밀턴은 마지막 견해를 가장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본다(cf. 27절의 “자기”의 형상-단수 사용). 클라인스(D. J. A. Clines)는 성부 하나님께서 2절에 언급된 성령께 말씀하신다고 본다.

27절의 “하나님의 형상[쩰렘]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는 왕이나 고위 관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렀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cf. 약 3:9)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임을 선언한다. 그 통치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모든 생물이다(28절).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다(골 3:10, 롬 8:29, 고후 3:18, 갈 4:19)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

▪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의 형상 - 기억/지성/의지

▪ 토마스 아퀴나스: 지성적 영혼

▪ 칼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의 각 기관이 나타내는 순정성(탁월성/견실성)

▪ 투레티니: 인간 본성의 견실성과 불멸성과 원시 의

▪ 찰스 핫지: 도덕적 완전성과 합리적 성품

▪ 바빙크: 천상의 그리스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번성의 복으로 이어진다(28절, cf. 2:24).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다(갈 3:28).

29~30절은 하나님께서 식물(“채소” “풀”로 번역됨)을 모든 생물에게 먹거리로 주셨다고 말한다. 오직 사람에게만 과실을 먹게 하셨다. 창조의 마지막 날은 만드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된다(31절, cf. 딤전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칼로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8. 일곱째 날(2:1-3)

2절에 “일곱째 날”에 “만들던 일”을 마치셨다는 표현은 마치 일곱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것같이 오해될 수 있다. 해밀턴은 “마치다”는 동사를 과거완료(“마치셨던 상태였다”)로 읽을 것을 제안하며, 하이델(A. Heidel)은 “마친 것을 선언했다”로 읽는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샤바트](cf. 히 4:4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그러므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분하셨다. 창조의 어느 공간도 거룩한 것은 없었으나 거룩한 시간은 존재했다.

브루스 윌트키(구약신학, pp.209-211)는 창조 사역을 구원 사건으로 설명한다.




B. 에덴 동산과 첫 거주자(2:4-25)

1. 정원사 만들기(2:4-7)

“이것이 ~의 내력/족보이다”[엘레 톨레도트]는 창세기에 10번 나오는 문구로 다음 나올 내용의 표제 역할을 하며 창세기의 구조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2:4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야기/역사)이니”

5:1 “이것은 아담의 계보(후손/세대)를 적은 책이니라”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야기/역사)니라”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후손/세대)는 이러하니라”

11:10 “셈의 족보(후손/세대)는 이러하니라”

11:27 “데라의 족보(이야기/역사)는 이러하니라”

25:12 “이스마엘의 족보(후손/세대)는 이러하고”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야기/역사)는 이러하니라”

36:1, 9 “에서 곧 에돔의 족보(후손/세대)는 이러하니라”

37:2 “야곱의 족보(이야기/역사)는 이러하니라”

4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한다는 사실로 성경 비평가들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를 “야훼 기자(J)”문서로 구분하며,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와같이 출처가 다른 여러 문서들(엘로힘 기자-E, 신명기 기자-D, 제사장 문서 기자-P)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 오경의 통일성을 주장하며 성령님의 영감으로 인한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

5절에 대해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은 비를 내리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둘 중 한 존재가 없는 상황은 사막과 같은 상태를 영속화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아다마]의 흙[아파르]으로부터” 지으셨다(7절).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낮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cf. 왕상 16:2, 삼상 2:8, 시 113:5-8). 코에 “생기/숨[네샤마 하이]”를 불어넣는 표현은 고대 이집트의 배경에서 신이 특별한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해밀턴).

2. 한 동산, 두 나무(2:8-9)

“창설하셨다”는 동사는 “(나무를) 심다”는 의미를 가진다. 4~7절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묘사되었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경작자, 원예사로 묘사된다. “에덴”은 어원적으로 수메르어-아카드어의 “에디누”(평원, 광야, 초원)와 연결된다(cf. 고든 웬함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평원” 안에(in) 동산을 심으셨다. 한편, 칠십인역은 “에덴 안에 동산”을 “기쁨의 낙원”이라고 번역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경작하는 일을 위임하신다(cf. 5절).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는 생명 나무와 함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나게 하셨다. “선과 악을 안다[야다으]”(3:22)는 것은 도덕적 판단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W. M. Clark).

“인간에게 금지된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 발판, 도덕적 지침을 위한 유일한 준거틀로 삼을 때마다 그들은 참으로 신이 되었다.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려고 시도할 때 인간은 정말로 신과 같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해밀턴, 178)

3. 한 동산, 네 강(2:10-14)

네 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 흐른다(cf. 해밀턴은 전통적인 번역은 강이 동산 밖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통과한 후 네 지류로 나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비손과 기혼 강을 이집트의 나일 강의 지류이거나 나일 강을 형성하기 위해 합쳐지는 작은 강으로 본다. “힛데겔”은 티그리스강을 가리키며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잘 알려져 있는 강이다.

4. 동산과 명령을 함께 지키기(2:15-17)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고” 그후 그곳에 아담을 두셔서 동산을 경작하며(혹은 섬기며) 지키게 하셨다. 육체적 노동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쉬”는 육체적 노동을 형벌로 주어진 것으로 이야기 하며 인간은 신들의 수고를 대신하기 위한 종으로 창조된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이 하나님께 부여 받은 인간의 특권이자 사명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경작하다[아바드]”와 “지키다[샤마르]”의 결합 구문은 나중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표현할 때 여러 번 등장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금지 명령을 하신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날에”는 죽음의 시점이 아니라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한다(cf. 출 10:28, 왕상 2:37).

5. 동물들 가운데서 적절한 돕는 배필?(2:18-20)

창조의 일 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토브 메옷]”고 표현했다면(1:31), 여기서는 아직 사람 창조가 끝나기 전 “좋지 않았다[로 토브]”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베필”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듯 좋은 상태 즉, 완벽한 창조를 향해 나아간다.

창세기 2장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면 “경작의 임무”와 “금지 명령”(15-17절)은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더욱 인류의 대표가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주신 이유도 분명해진다. 하와는 아담이 받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조력자[에제르]”이다(cf.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에제르”로 표현하며, 이는 강한 힘으로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담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받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조력자”를 찾지 못한다(19-20절).

6. 여자 창조(2:21-25)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다. 해밀턴은 “갈빗대”로 번역된 [쩰라]를 “옆구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23절)는 표현은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구문이다(cf. 창 29;16). 브루그만(Bruggemann)은 이 문구가 언약 문구이며 상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cf. 삼하 5:1). 브루그만의 주장대로라면 아담의 진술은 “약할 때(즉, 살)나 강할 때(즉, 뼈)” 언제나 하와에게 헌신하겠다는 언약 진술이 된다. 이어지는 24-25절은 결혼에서의 충성과 연합의 의미를 잘 표현해준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은 한 충성을 끊고 다른 충성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성경은 결혼이 즉흥적이며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인상을 주었다”(해밀턴, 194).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부의 연합 개념(24절)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적인 연합을 가리키는데 사용한다(엡 5:31).




C. 동산에서의 유혹(3:1-24)

1. 유혹자의 방법(3:1-7)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아룸]. [아룸]은 잠언에서는 “신중한” “현명한”의 의미로 자주 쓰이지만 욥기에서는 “교활한”의 의미를 지닌다(욥 5:12, 15:5). 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언급은 뱀이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며 태초에 선과 악이 존재했다는 이원론적 개념을 분명하게 거부한다.

뱀의 첫 번째 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다. 뱀의 계략은 하나님의 금지명령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와는 뱀의 말에 반박하지만 하나님의 금지명령을 과장한다. “만지지도 말라”(3절). 하와의 혼란스러운 대답에 이어 뱀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의를 악의가 담긴 것처럼 왜곡한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뱀의 유혹에 대해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격화는 억누르기 어려운 환상이며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여자의 경우, 이 환상과 유혹에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그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헌신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 때마다, 자율이 인간 안에서 복종과 순종을 쫓아낼 때마다, 유한한 개인은 자신의 창조주가 자신에게 부여한 한계를 넘으려고 시도한다.” (해밀턴, 204-205)

6절에서 이제 여자는 새로운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었고 뱀의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뱀은 결코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결정은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했다. 아담은 의문을 품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그는 명령을 받은 대표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cf. 아담이 대표자라는 사실은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으신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뱀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건강한 관계의 징표였는데(2:27) 이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되었다(cf. 10절).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 보다 스스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방법을 강구한다(7절).

2. 하나님과 인간이 동산에서 만남(3:8-13)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서늘할 때” 아담을 찾아 오신다.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일과 아담의 위치를 알고 계셨지만(cf. 렘 16:17) 아담에게 질문하신다. “네가 어디 있느냐?”(9절)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는냐?”(11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한다(10절). 이 대답은 왜 자신이 숨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고백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12절의 핑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이제 기회는 하와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하와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보다 뱀에게 핑계를 댄다.

3. 범죄의 결과(3:14-19)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나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선고를 내리신다. 뱀은 모든 동물 가운데 저주를 받아(금지를 당해)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게 된다. 실제로 뱀은 흙을 음식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굴욕)로 이해해야 한다(cf. 사 49:23).

뱀의 궁극적인 형벌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씨)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며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이 또한 문자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단지 뱀을 싫어하게 된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마귀(사탄)를 옛 뱀이라고 부름으로써 유혹자 뱀의 정체를 분명히 한다(계 12:9).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다(요일 3:8). 그러므로 3장 15절은 분명하게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암시하는 “원시복음(protevangelium)”이다(데릭 키드너, cf. 저스틴과 이레니우스 이후로 이 구절은 구약 최초의 메시아적 예언-원시복음으로 간주되었다, 갈 3:16). 물론 이러한 관점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집합적으로 보아 교회(선택 받은 자들)와 악한 세력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을 제외하지 않는다.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임신과 해산의 “고통[잇차본]”이 더해지는 것이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16절). “너(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는 표현에서 “원함[테슈카]”은 4장 7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죄의 “욕망/충동”을 묘사한다. 여기 16절에서도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기 욕망한다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머지 피조물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통치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 하는 맹렬한 투쟁 관계가 된다. 한때 하나가 되어 다스리던 두 사람은 서로를 지배하려 한다.”(해밀턴, 218).

17~19절은 아담에게 주어진 선고 내용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다. “땅”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은 먹기 위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고통[잇차본]”해야 한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롬 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4. 새 이름과 새 옷(3:20-21)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하바]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생명, 혹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어떤 학자는 [하바]를 아랍어 “텅 비다. 실패하다”와 연결하여 아담이 하와를 정죄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아담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복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사람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7절에서는 아담이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다.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보다 앞선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이 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심판의 행위보다 앞선다. 남녀는 동산에서 벗은 채로 추방당하지 않는다.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동산 너머로 쫓겨나지 않는다.” (해밀턴, 224).

고든 웬함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제공해 주신 것은 은총의 행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는 것이라는 칼빈의 견해를 지지한다(cf. 출 28:39, 39:27).

5. 동산에서 추방당함(3:22-24)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뱀의 말은 사실이었다(5절).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절반의 진리는 진리일 수 없다. 옛 뱀,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속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케루빔]과 두루 도는 불 칼”로 동산 동쪽 입구를 막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근본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동산의 동쪽 입구는 성막(성전)의 동쪽 문과 병행되며 “그룹들과 불 칼”은 성소의 침입을 막았던 레위인들을 상기시킨다(민 1:51, 53).

존 페스코는 그의 책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에서 에덴 동산을 “왕의 하사품”으로 표현하며 그곳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왕에 대한 반역으로 추방당했으며, 참된 안식이 있는 곳(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길 소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에덴동산을 우주적 성막으로 이해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이 실패한 사실과 아담에게 주신 첫 사명(땅에 충만함과 다스림)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cf. 계 21:18-22, 22:1-5).

아담의 타락과 연관된 원죄 교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5:12-21, 고린도전서 15:21-22, 45-49를 살펴보라.




D. 형제 분쟁(4:1-26)

1. 한 제물은 받고 한 제물은 거절함(4:1-7)

한글성경의 “동침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알다[야다]”를 번역한 것이다. 성경에서 성적인 관계를 서로를 충분히 아는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내가 여호와로(전치사, 에트) 득남하였다”의 번역과 관련하여, 월터 카이저(W. Kaiser)는 루터의 해석을 따라 전치사 [에트]를 직접 목적어로 보고 “여호와를 받았다”라는 번역을 지지한다. 카수토(Umbreto Cassuto)는 “나는 여호와처럼 인간을 창조했다”로 읽는다(cf. NET Bible). 해밀턴은 [에트]를 “~로부터”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cf. 창 49:25).

가인과 아벨의 제물 바치는 사건의 요지는 어떤 제물(곡식 또는 동물, 혹은 가축의 첫 새끼 또는 첫 이삭의 소제)을 바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이다. 가인은 그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7절, cf. 요일 3:12, 히11:4).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같이 가인에게도 질문하신다.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인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유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Kenneth Mathews). “왜 너는 침울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느냐?”(해밀턴의 사역, cf. 해밀턴은 얼굴을 떨어뜨리고 숨기는 것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침울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7절은 창세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용서가 있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숨어있다/웅크리고 있다.” 여기서 죄는 인격화 된 악한 존재로 묘사된다(cf. Speiser는 메소포타미아 악마론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죄의 충동[테슈카]은 너를 향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cf. 3장 16절의 “원하고 ... 다스릴지니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2. 재판관과 범죄자(4:8-16)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동생을 쳐죽인다. 뱀의 머리를 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여자의 후손”(3:15)이 동생을 쳐죽인 사건은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가인을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죄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cf. 요일 3:11~12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한다). 도리어 완강하게 자신을 방어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9절).

가인이 받은 형벌은 “땅으로부터 금지 당하는” 것이다(11절). 아담은 형벌로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다면 가인은 수고할지라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된다(cf. 피를 받은 땅은 피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개념은 민수기 35:33와 신명기 19:10 이하에 나타난다). 또한 땅에서 “방랑하는 도피자”가 된다. 비평학자들은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가정하에 가인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가인이 후대의 사람들 즉, “피의 보복자”가 되는 그의 친족들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다.

신명기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으로 가인의 호소를 들어 주시며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표”[오트]를 주신다. 한편, 가인이 받은 형벌이 “여호와의 낯[립네]을 떠나는”(16절, cf. 14절 “내가 주의 낯[립네]을 뵈옵지 못하리니”)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죽음에 이른 것이다.

“창세기 4장 전체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현재의 배경, 즉 에덴 동산의 동쪽 어딘가에서 친히 가인과 함께 계신다고 가정한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삶을 시작하는지를 진술하는 창세기의 방식이다... 에덴의 동쪽(16절)이라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외부인의 삶을 살도록 선고받은 자로서의 운명적인 현실이다.” (해밀턴, 257)

3. 가인의 계보(4:17-24)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복 당하지 않고 놋에 정착하여 살며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는다(cf. 가인의 아내는 5장 4절에 나오는 아담의 딸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가인의 가계는 완전수인 7세대로 소개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리신 벌을 거두셨는가? 성을 쌓고 정착한 것도 하나님의 호의(면제)로 봐야 하는가? 해밀턴은 가인이 성을 쌓은 사건은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하나님의 보증(표)을 확신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행동으로 본다(260).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언급(18절)은 후대 사람이 하나님의 처음 뜻(일부일처제-2:24)을 저버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20-22절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세상의 중요한 문화 영역에 조상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문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세속 역사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를 각각 BC 3200~1200년, BC 1200~330년으로 제안하지만, 22절은 청동기와 철기가 순차적으로가 아닌 동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실제로 철과 구리 물건은 BC 3000년(철 주술 부적)과 BC 6000년(터키에서 나온 구리 물건)에도 발견된다(Derek Kidner, 1967, p.77).

23~24절에 나타난 라멕의 노래는 죄의 확대를 보여준다. 24절은 가인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15절)를 왜곡하여 적용하는 라멕의 악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제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위한 잔인한 보복을 생각한다.

4. 셋의 출생(4:25-26)

하와는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부른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사람”이라고 불렀다(4:2). 그러나 여기서는 “씨[제라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3:15)을 떠올리게 한다.

셋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야훼]”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E. 아담에서 노아까지: 10세대(5:1-32)

창세기 앞부분(1~11장)은 내러티브와 계보가 아래와 같이 번갈아 나온다.

4:17-22이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줬다면 5장에서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준다: 아담-셋-에노스-게난-마할랄렐-야렛-에녹-므두셀라-라멕-노아. 아담에서 노아까지 총 10세대다. 그러나 해밀턴은 고대 바벨론 시기의 계보들이 10세대 목록으로 기록하는 것이 흔했다는 점을 들어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창세기 11장의 10세대 목록도 마찬가지이다).

5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바라] 일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붙여 주셨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다(cf. 1:28).

22절과 24절에 에녹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히브리서는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한다(cf. 히브리서 11장 5절은 칠십인역을 인용한다).

29절에서 라멕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안위[나함]”하시리라는 기대로 “[노아]”(안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F.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부적절한 관계(6:1-4)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그중 주된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천사들: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킨다(욥 1:6, 2:1, 38:7, 단 3:25, cf. 에녹1서 6~11, 벧후 2:4). 칠십인역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했다. 고든 웬함과 트렘퍼 롱맨3세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신약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는 근거로 반대한다(cf. 마 22:29-30).

(2) 왕조 통치자들: 성경은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삼하 7:14). 클라인(Kline)은 우가릿의 케레트(Keret) 서사시에서 케레트 왕을 “하나님(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견해는 홍수 이야기에서 신화적 관점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문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복수형)은 결코 인간 통치자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경건한 셋의 후손: 매튜스(Mathews)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 가계의 남자들이라고 해석한다(cf.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메레이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신 32:5, 시 73:5, 호 1:10). 그는 셋 족보에 홍수 내러티브가 들어있는 것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경건한 사람들의 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 해석은 2절의 “사람”을 1절의 “사람”과 다르게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 해석하도록 강요한다.

3절은 하나님의 선고로 성령님께서 영원히 사람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이에 반대되는 상황을 그려준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는 질서가 생기며 혼돈이 억제된다. 성령이 물러나는 곳에는 혼돈이 억제되지 않은 채로 만연한다”(해밀턴, 293).

“사람이 육신이다”(3절)라는 표현에서 “육신[바사르]”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지만(cf. 2:24), 여기서는 “인간의 한계와 그릇되기 쉬움”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3절)는 말은 사람의 수명이 120살로 제한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고든 웬함), 요나 선지자의 경고처럼(“사십일이 지나면”) 심판까지의 남은 기간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4절의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용사들”과는 구별되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거인들을 가리킬 것이다(cf. 민 13:33).




G. 대홍수(6:5-9:29)

1. 홍수의 이유(6:5-10)

이 단락 서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시는 이유에 관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계획/경향[예쩨르]”이 항상 악하다고 보셨다(5절). 대홍수는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거기에는 분명한 도덕적 동기가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아카드의 홍수 이야기)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 신이 홍수를 일으킨 도덕적 동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 신은 인간의 시끄러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자 결국 홍수를 일으킨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마음 깊이 고통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표현한다(6, 7절, 12절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표현한다). “후회하다[나함]”는 동사(니팔형)는 다음 여섯 가지의 기본 의미가 있다 ① 감정적인 고통을 겪다 ② 위로받다 ③ 분노하다(칠십인역) ④ 징벌을 철회하다 ⑤ 축복을 철회하다 ⑥ 죄의 삶을 철회하다. 이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나타날 때는 거의 대부분 미래에 계획된 행동과 관련된 그분의 뜻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된다(해밀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8절, cf. 출 33:12)는 문구에서 “발견하다(find)”는 표현은 “호의를 발견하는 자로 지정된 사람이 가진 도덕적인 자격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노아가 선택받은 것은 말 그대로 선택을 받은 것일 뿐, 노아가 호의를 발견하는 것(8절) 과 노아의 성품(9절)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해밀턴, 304)

9~10절은 “이것이 ~의 내력/족보이다”[엘레 톨레도트]의 두 번째 경우이다(cf. 2:4 해설을 보라).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그는 의인, 흠없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평가된다. “흠없는[타밈]”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제물을 묘사할 때 쓰인다. 이 형용사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죄없음을 의미하기보다 “건전한, 견실한, 솔직한”의 의미를 지닌다.

2. 땅에서의 부패와 포악함(6:11-12)

“부패하다[샤하트]”는 동사는 13절의 “멸하다”는 동사와 같은 동사이다. 그러므로 일관성있게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12절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강조한다(cf.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보셨다……그리고 정말로” 또는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보라……”). 창조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죄악과 포악함(폭력)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모든 육체”(동물을 포함하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해 졌다. 이제 하니님께서는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13절).

3.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6:13-22)

9장까지 이어지는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 나온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순종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22절, 7:5, 16).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과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신다. 1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며 16절에 이르기까지 방주의 구조와 짓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다. 방주는 길이가 약 134m, 넓이는 약 22m, 높이는 약 13.4m로 3층짜리 구조물이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베리트]”을 맺으신다. “이 절의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체결이 노아와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노아는 언약을 받도록 선택된 자다. 이 강조점은 ‘너와 함께[이타크]’가 두 번 사용된 것에서 나타난다”(해밀턴, 314).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구원도 그와 같을 것이다(cf. 롬 8:19-22).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나아오게”(20절) 하실 것이다.

4.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7:1-10)

1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고 구원의 중재자로 사용하신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1절은 문법적으로 “나는 네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즉 의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해밀턴은 이 문장 구조를 예견을 나타내는 진술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며(cf. 삼상 16:1 “택했음으라”), 이 구절이 노아의 의로움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절은 6장 19-20절에서 언급한 모든 생물 한 쌍씩 방주에 들이라는 명령에 세부사항을 말한다. 정결한 짐승은 각 일곱 쌍씩을 들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까지도 아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흥미롭다.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간다(5, 7, 9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4, 10절). 5절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것을 보여준다면 10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5. 홍수의 시작(7:11-16)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된다. 8장 14절에서는 땅이 마른 때를 “둘째 달 27일”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의 기간은 1년이 된다(cf. 드 보 de Vaux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개월 11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1년을 354일로 하는 열 두 달로 된 태음력을 적용하면 이 기간은 정확하게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의 1년과 동일하다”). 해밀턴은 홍수 이야기에 언급된 날짜에서 7-40-150-40-7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관찰하며(7:10, 7:12, 17, 7:24, 8:3, 8:6, 8:10, 12), 특별히 150일과 40일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유다 징벌의 기간(겔 4:4-6)과 평행되는 것에 주목한다.

노아의 가족(13절)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명의 기운”(cf. 6:17)이 있는 모든 동물의 암수도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14-16절).

6. 물이 넘침(7:17-24)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천하의 산들이 다 잠겼으며 사람을 포함하여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산이 잠긴 것과 모든 생물의 죽음에 대해 반복하여 기록한다. 23절에서는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했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겨졌다”고 말한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운명이 모두 수동형(니팔형)으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24절은 물이 땅에 넘친 기간이 150일임을 언급한다. 150일 뒤에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8:3).

7. 물이 물러감(8:1-5)

1절은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나게 하실 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cf. 창 19:29,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에서도 동일한 강조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이나 순종을 기억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1절의 “바람[루아흐]”은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1장 2절에서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는데 이제 새창조에도 관여하신다. 이교 신화들에서는 홍수가 그칠 때 태양이 주된 역할을 하고 태양신(우투 Utu)가 경배 받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태양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

방주는 구체적인 날짜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4절).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특정 산을 단정지을 수 없다. 그저 오늘날의 아르메니아(터키 동부)의 산악 지대였던 고대의 우라르트(Urartu)로 추정할 뿐이다(cf. 왕하 19:37, 사 37:38).

8. 마른 땅이 드러남(8:6-14)

40일이 지났다는 말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후(5절) 새들을 날려 보내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킬 것이다. 노아는 먼저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를 보낸다. 그리고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낸다. 그 비둘기를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고, 다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보내니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12절). 참고로, 새를 보내 지면을 확인하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와 병행을 이룬다.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때 첫 달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14절). 그리고도 두 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다.

9. 노아가 방주를 떠남(8:15-22)

노아는 두 달 전에 이미 물이 없음을 확인했지만(14절),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방주 밖을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노아와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복된 말씀을 같이 하신다.

20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린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스스로에게(“그의 마음에”) 말씀하신다(21-22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혹은 ‘비록 ~일 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21절). 21절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즉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다. 도리어 이 구절은 사람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은 이후로는 사람이 받아야 할 응분의 벌을 내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증언을 울려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벌 받아야 할 자가 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해밀턴 347).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에 여전히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는 주술과 제의로 자연을 움직이려는 고대 종교들의 개념에 정면 도전한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은 모두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 은혜에 근거한다(해밀턴).”

10.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9:1-17)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같이(1:28)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7절). 그러나 창조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들을 사람의 먹이로 주셨다(3절, cf. 1:29). 그러나 피째 먹는 것은 금하셨다(4절, cf. 레 7:26-27, 신 12:15-16, 행 15:29). 피는 생명이므로(cf. 레 17:11, 14) 동물을 피째 먹는 자는 생명으로 갚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의 생명을 뺏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서술이 나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어떤 사람도 무고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노아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도 맺는 것이다(10절). “언약이 동물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이 언약의 유효성이 언약을 받는 대상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한다”(해밀턴, 354).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11절). 이것은 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 그 언약의 “증표[오트]”는 바로 “무지개/활[케쉐트]”이다(13-16절). 활은 용사의 용맹을 상징하며 이 무기로 적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13절에서 구름 속에 활을 두신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이 그쳤음을 의미한다. “활은 전투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멈추고 이제는 평화와 안녕의 상징이 된다(해밀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활)를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멸하는 홍수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특별히 15~16절에 사용된 언어들은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의식을 표현할 때 다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출 12:13). 하나님께서 “알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증표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망각의 가능성조차도 제거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신다. 하나님이 비열하게 발뺌하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해밀턴, 357).”

11. 노아의 벌거벗음(9:18-29)

노아는 자신이 재배한 포도나무를 통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다. 성경은 노아의 이 행동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비난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구약 다른 본문에서 술취함과 벌거벗음을 이야기 하는데(합 2:16, 애 4:21)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22절 자체에서 함의 아들이 저주받을 만한 심각한 죄를 발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어떤 학자는 근친상간(cf. 레 20:17 “보다”)으로 해석하려하나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한다. 문제는 아버지를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다. 혹은 다른 두 형제에게 알린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아들들은 의도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23절).

노아는 술이 깬 후 일어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25절). 성경에 나타나는 “안위하는 자” 노아의 첫 대사가 “저주를 받아라(혹은 저주 받기를)”라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축복은 당사자인 셈과 야벳을 향하는데 저주는 함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도 여러 제안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본문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저주를 받는 장면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끊으실 것을 선언하신다(렘 31:29, 겔 18:2-3).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눅 3:36), 야벳의 자손은 주로 섬과 해안 지역에 흩어져 번성하게 된다(10:5).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았다. 그의 인생의 1/3을 산 것이다. 홍수를 준비하며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이라고 볼 때(cf. 6:3), 그가 누린 홍수 후의 삶은 결코 짧지 않았다. 마치 욥이 겪은 고난의 기간에 비해 그가 누린 복된 생이 길었던 것과 같다(욥 42:16).




H. 민족 목록(10:1-32)

1. 야벳 자손(10:1-5)

성경에서 자손을 낳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한다. 야벳은 일곱 아들과 일곱 손자가 있었다. 아들들 중 고멜은 민족으로서 에스겔 38:6에서 언급되며, 마대는 “메대 사람”(왕하 17:6)의 조상이다. 일곱 손자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뉘어지고 각기 자신들의 영토와 언어를 갖게 된다.

2. 함 자손(10:6-20)

구스는 북동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미스라임은 일반적으로 이집트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8절의 니므롯이 기록된 역사 인물 중 누구를 가리키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만 특정인을 확증하기는 힘들다. 니므롯의 뛰어난 능력과 그를 통한 바벨과 큰 성읍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계보가 궁금해지지만 가나안은 10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 둘째로 가장 많은 자손을 낳는다(15~18절, cf. 첫째는 욕단이다). 노아는 저주했지만(혹은 저주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게 자식의 복을 주셨다.

3. 셈 자손(10:21-32)

셈의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셈의 계보는 중요하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21절은 셈의 자손 중에 삼대손인 에벨을 먼저 언급함으로 에벨이 중요한 인물임을 표현한다.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땅이 분할되었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웬함은 이 문구가 11장에 소개되는 바벨탑 사건에 의한 민족의 흩어짐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26~29절에 나타난 욕단의 아들은 열 세명이며 그들의 이름은 아라비아인 집단을 가리킨다(cf. 해밀턴 주석은 이들의 이름에 따른 민족들을 간략하게 분석한다).




I. 시날 사람들과 셈 자손(11:1-32)

1. 바벨탑 건설자(11:1-9)

2절에서 주어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야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나타낸다. 메소포타미아는 처음에는 “수메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불렸다. 시날에 정착한 이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cf. 신 1:28) 높은 “탑[믹달]”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말한다(4절, cf. [믹달]은 요새화된 탑이나 성채를 가리킨다(cf. 삿 8:9 “망대”로 번역됨). 그러나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들의 목적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9:1)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4절)의 계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표현하시며(6절) 친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은 그 “도시/성읍[이르]” 건설을 그쳤다(8절).

“하나님이 이 건축자들을 흩으셨다는 사실은 자만심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신이 되려고 시도하는 인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동질성과 중앙집권화로 안전을 확립하기 원하는’ 저항하는 인간에 의해서도 흔들리는 것을 본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성읍을 세워 안전을 얻으려는 인간의 헛된 시도’의 한 예다.” (해밀턴, 401-402)

2. 셈 자손의 계보(11:10-32)

10절에서 20절까지의 셈 계보에서는 장자들을 중심으로 아브람과 롯까지 열 세대를 살핀다. 한편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계보를 다섯 세대만을 다루는데 좀 더 심층적이다.

31절에서 데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브람과 사래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땅)”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정착한다. 해밀턴은 “우르와 하란은 모두 달 숭배가 왕성했던 중심지였다. 따라서 아브람은 달 숭배에 집중된 제의가 만연했던 신학적 환경에서 자기 생애의 상당 기간을 살았을 것”(409)이라고 제안한다.






II. 아브라함 이야기(12:1-25:18)


A. 아브람의 등장(12:1-20)

1. 아브람의 소명(12:1-9)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으며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135세가 된다(11:26, 32). 그러나 4절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말함으로 사도행전(7:4)의 스데반의 설교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 F. F. 브루스는 사마리아 오경에 따라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는 입장을 따르며 사도행전의 신빙성을 지지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친히 명령하시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하신다(2-3절). 하나님의 약속은 일곱 절로 이루어진다.

아브람으로 큰 “나라[고이]”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cf. 18:18). [고이]는 백성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암]과는 다르게 정부와 영토 개념을 포함한다.

아브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람의 이름을 유명하게/크게 하실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대조한 것이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복이 되어라/있어라(명령형). 이 명령은 1절의 첫째 명령에 의존된다. “이 구조는 첫 명령 ‘가라’가 이 둘째 명령 ‘될지라’에 대해 인과적으로 연결된다. 아브람이 하란에 머문다면 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브람이 떠난다면 그는 복이 될 것이다”(해밀턴, 421).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듯) 땅의 모든 “족속들”[미쉬파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cf. 갈 3:8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으며(4절, cf. 히 11:8)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에발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에 정착한다(5-6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다(7절, cf. 갈라디아서 3:16은 이 ‘자손’을 그리스도로 해석한다). 이 약속은 아브람과 함께 했던 롯을 배제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벧엘과 아이 사이로 이동하여 정착하고 그곳에도 제단을 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8절, cf. 4:26)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다.

2. 애굽에서의 아브람과 사래(12:10-20)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있게 된다.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아내를 지키시기 위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으로 간섭하신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의미를 이해했고 아브람을 불러 책망하는 말을 한다(18-19절). 그러나 아브람의 반응이나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브람은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 보았을까?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cf. 12-13절, 20:11)

이 내러티브에서 아브람은 비열한 사람으로 혹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반면 애굽의 왕은 높은 도덕적 민감성을 지닌 사람으로 소개된다.

“기근 - 체류 - 사로잡힘 - 돌아옴의 움직임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예상한다. 이 똑같은 순서가 분명하게 모세와 출애굽의 경험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일련의 순서는 이 무대가 지리적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포로기의 사건들과 매우 비슷하다. 이 모든 사건에서 사람들의 불의가 여호와의 신실함에 종속된다. 이와 같이 아브람의 이른 시기의 경험이 역사의 두 중대한 지점에서 아브람의 후손들의 운명을 내다본다.” (해밀턴, 435)




B. 롯과 아브람의 헤어짐(13:1-18)

아브람은 목숨을 위협받았던 애굽을 떠나 이전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벧엘과 아이 사이”로 돌아간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cf. 12:8). 아브람은 회개하며 신앙을 회복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한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많은 가축을 받았다(12:16). 이제 아브람과 롯은 그들의 많은 소유로 인해 동거할 수 없게 된다. 아브람은 자신이 약속받은 땅에 대한 특권(12:7)을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은 나중에 아들 이삭에게서도 발견된다(26:21-22). 롯은 아브람이 준 우선권을 이용해 보기에 좋은 땅(요단 온 지역)을 선택한다(10-11절). 그러나 그의 선택이 탐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롯은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였으며(13절)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었다.

아브람은 롯에게 양보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신다(15절). 또한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16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는다(18절).




C. 전투자 아브람과 왕들(14:1-24)

1. 다섯 왕에게 대항한 네 왕(14:1-12)

2절의 다섯 왕들은 12년동안 1절의 네 왕들을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네 왕들은 다섯 왕들을 꺾기위해 대치한다(8-9절). 그 다섯 왕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있었으며 전쟁에서 패한 후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으며,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

2. 롯의 구출(14:13-16)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즉시 훈련된 군사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을 쫓아가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 재물까지 도로 찾아온다. 어떻게 아브람의 군대가 당시 강한 왕들을 무찔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3. 아브람이 두 왕을 만남(14:17-24)

아브람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의 환영을 받는다.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엘 엘룐]”의 제사장(18절)으로 소개되며 [엘 엘룐]의 이름으로 아브람을 축복한다. 22절은 [엘 엘룐]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한다(cf. 시 78:35 “지존하신 하나님[엘 엘룐]”).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친다(20절, cf. 히 7:4). 나중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cf. 히 5:6-11, 6:20-7:17, 시 110:4).

21~24절에는 아브람의 신앙고백이 나타난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 부를 얻었던 것(12:16)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소돔 왕의 보상으로 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거절한다.




D. 아브라함 언약(15:1-21)

1. 언약의 약속(15:1-6)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방패(혹은 후원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람은 소돔 왕의 보상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의 “상급”[사카르]이 되어주신다고 선언하신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2절).”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3절).”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길린 자(엘리에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육신의 씨가 없음을 하소연한다.

아브람의 의심과 하소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다. “네 자손이 이와같으리라(많게 될 것이다).”

6절은 신약 특별히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신칭의”의 적용이 나오게 되는 진술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cf. 롬 4:3, 9, 22, 갈 3:6-9).”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람의 신앙을 촉구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신앙에 대한 자극제다(해밀턴).”

2. 언약의식(15:7-21)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베리트]을 맺으신다(18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기 전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다. 특별히 언약 당사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끌어 내신”[야차] 하나님이시다.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야차](출 20:2) 하나님이시다. 레위기 25:38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심을 강조한다.

위엄있는 하나님의 선언에 아브람은 2절과 비슷하게 의심의 말투로 대답한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8절) 그러나 하나님은 솔직한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맹세로 보증하신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쪼개고 지키고 있었다. 12절에서 아브람이 “깊은 잠”에 든 것이나 두려움이 임한 것의 원인을 아브람의 도덕적 잘못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아브람의 자손이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라는 예언(13절)이 아브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cf. 16절) 아브람 자손들의 고난과 해방(14절)을 예정하신다. 13-14절은 아브람에게 주신 땅 약속이 최소한 400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17절에서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 38장 18절과 고대근동의 언약 형식(예를 들어, BC 17세기 야리믈림과 아반 사이의 알라라흐 조약)을 비교하며 “자기 저주”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웬함과 해밀턴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언약을 비준하는 행위지만 “자기 저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자신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저주)를 의미하지는 안는다고 본다. 어쨌든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10족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18-21절)을 맹세로 보증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E. 하갈과 이스마엘(16:1-16)

1. 가족 내의 갈등(16:1-6)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3절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넘은 때였다고 언급한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 여종(하갈)과 동침하게 한다. 고대근동에는 이러한 결혼관습이 있었다.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은 주인의 아이를 낳은 여자 노예가 여주인과 평등을 주장한다면 다시 노예로 부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갈은 임신 후 사래를 멸시한다(4절). 사래는 아브람에게 불평하며 아브람의 허락을 받고 하갈을 학대한다(6절).

2. 이스마엘의 출생(16:7-16)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친 하갈을 만난다. 그리고 그녀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며(10절) 여주인(사래)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여호와의 사자”와 관련하여 해밀턴은 중요한 구약의 본문들을 살피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는 본질적으로 여호와 자신과 구분할 수 없는 여호와의 보이는 현현 (인간의 형태나 불의 형태로)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표자라기보다 하나님의 표현에 가깝다.”(507)

13절은 놀라운 표현이다.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이는 내가 정말로 나를 보는 자의 등을 보았는가?”이다(해밀턴).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 사람은 하갈 뿐이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자신들의 하녀가 아들을 낳을 때 자신들이 직접 이름을 짓는다(30:6-7, 11, 13). 그러나 사래는 자신의 여종이 아들을 낳지만 아브람이 이름을 짓는다(15절). 이는 사래의 목적(“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16:2)이 성취되지 못함을 암시한다.




F. 언약의 재확증(17:1-27)

1. 아브람의 이름 변경(17:1-8)

15장의 언약이 있고나서 14년 정도가 지났다. 아브람은 이미 99세였고 사래도 90세였다(17절). 17-18절이 보여주듯 아브람은 사래를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한 번 나타나셨다(cf. 12:7, 18:1).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cf. 출 6:3)으로 계시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것을 명령하신다(1절). “[이] 특별한 명령은 다소 윤리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이 강조되지만, 언약이 온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언약 관계도 두 당사자의 의무가 요구된다”(해밀턴, 519). “나의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흠이 없어라(흠없는 상태가 되라)”(원문직역)는 표현은 단지 도덕적, 성품적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합당한 충실한 종으로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흠없는”[타밈]은 노아에게 적용되었던 표현(6:9)으로 깨끗함 또는 정직함의 개념도 포함한다(cf. 수 24:14, 시 18:23).

“완전하라”는 명령 뒤에 언약을 두며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2절)이 나온다. 그러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언약체결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완전히 행하라는 명령은 언약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7, 13, 19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15장의 언약식에서 강조되었듯이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실 언약이다(cf. 해밀턴은 7절의 “세우다”를 “유지하다”로 번역하길 선호한다).

“확실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기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립하고 인증하는 토대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헌신으로 유지되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결말을 알 수 없는 약속에 자신을 묶는다.” (해밀턴, 523-524)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고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다(4-5절). 6절의 약속은 여러 민족들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나오게 해준다는 면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된 약속이 된다(cf. 16절, 사라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신다). 또한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다.

2. 언약의 표징(17:9-14)

여기서 언약의 상대인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표징[오트]”(11절, cf. 9:13)으로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다. 할례는 대대로 모든 남자 아이에게 난지 팔 일 만에 행해져야 한다(12절). 여기에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뿐 아니라 “돈으로 산” 이방인도 포함된다. 언약의 수혜자의 범위는 민족과 계층을 초월하여 확대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잘려 나간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언약 불이행이며(14절) 언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3. 사라와 이삭(17:15-22)

하나님께서 여족장 사래의 이름도 바꿔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다음 해에(21절)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16절).

아브라함은 사라가 출산할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의심을 품는다. 그의 웃음은 18장 7절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에 앞서며 아들의 이름(이삭 “그가 웃다”)과도 연결된다.

20절은 이스마엘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나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21절). 해밀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의 목록은 이스마엘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상속자로서 이스마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스마엘은 어떤 면에서 자격을 잃어서 특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아들이 아닌 저 아들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개인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 (537-538)

22절에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말은 신현의 끝을 표현하는 것이다(cf. 35:13, 에스겔 11:24).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할례(17:23-27)

아브라함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포함해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다. 신약에 와서 이 할례는 영적인 의미로써 강조된다(cf. 빌 3:3, 골 2:11-13, 롬 2:28-29, 고전 7:19, 갈 5:6). 이러한 영적 할례(마음의 할례)는 구약에서부터 강조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cf. 레 26:41, 신 10:16, 30:6, 렘 4:4, 겔 44:7, 9).




G. 여호와의 소돔 방문(18:1-15)

1. 주인 아브라함(18:1-15)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1-2, 13절). 아브라함은 아마도 처음부터 그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들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부지중에 여행객들을 주인으로서 환대했다(cf. 히 13:2).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최소한 신적 존재로) 인식했을 것이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해설자는 사라가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음을 분명히 한다(11절). 엿들은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의심하며 웃는다(12-13절). 그녀의 웃음은 상식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는 그녀는 그 말씀을 농담정도로 여겼을 것이다(cf. 스파이저와 같은 주석가는 사라의 웃음을 불신의 웃음이 아닌 ‘미소’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돌아올 것이며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14절).

2. 중재자 아브라함(18:16-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신다(20-21절). 17~19절의 하나님의 독백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체다카]와 공도[미쉬팟]를 행하게 하려고”(19절) 그를 택하신 것이다. 19절의 “택하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알다”라는 의미이며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앎은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택하였다’는 번역은 자연스럽다.

22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는 그가 앞으로 선지자로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한다(cf. 렘 15:1).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25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미쉬팟]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자신의 언약적 책무(정의를 지키고 전파하는 것)를 감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신다(cf. 18:20, 19:13, 겔 16:49-50).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안에 있을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그 성들을 위해 중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재 사역에 따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의인의 수를 줄여 주시며 그 성들이 멸망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왜 5명 내지 1명까지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의미없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성읍에서 집단을 이루는 가장 작은 수, 유대인이 예배를 이루는 최소한의 정족수 등) 최소한의 인원을 말한 것이며 이제 최종적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달린 것이었다.




H.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19:1-38)

1. 주인과 보호자로서의 롯(19:1-11)

두 사자(천사[말라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여행객들을 환대한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1절)은 그가 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임을 암시한다. 롯의 호의와는 반대되게 성 사람들은 여행객들을 함부로 대한다. 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겨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다(cf. 5절에 “상관하리라”고 번역된 동사도 “알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다]이다. 이 동사는 8절에서 “가까이 하다”로 번역되었다). 롯은 적극적으로 “여행객들”을 보호하며(6절) 끝까지 지키려 한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의도를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는 여행객을 하나님의 천사로 알았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대 근동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손님에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롯이 딸들을 내주려는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

9절에서 성적으로 흥분되어 있던 사람들은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천사들은 롯을 안전하게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 내러티브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드러낸다.

2. 롯과 사위(19:12-14)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 백성의 횡포를 직접 보고 이제 롯에게 자신들이 할 일을 알린다. 그리고 롯에게 롯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한다. 롯은 천사의 명령을 따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성을 떠나라고 하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다. 여기서 “농담하다”라는 동사는 17장과 18장에서 아브아함과 사라가 이삭의 출생 예고를 듣고 “웃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이다. 사위들은 아마도 소돔 성의 갑작스러운 멸망이 엉뚱하다는 생각에 웃었을 것이다.

3. 롯이 소돔에서 출발하다(19:15-22)

두 천사는 저녁 때(19:1) 소돔에 이르렀다. 다음 날 아침 천사들은 롯에게 가족과 함께 소돔 성을 떠날 것을 재촉한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22:3)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체한다. 롯의 지체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는 소돔 성과 함께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써 그와 그의 가족(아내와 두 딸)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신다(16절). 본문에서 롯의 의로움은 강조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셨음을 강조한다(29절).

롯의 성품은 천사들이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에 대해 대답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18-20절). 그는 하나님의 “인자”[헤세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죽을까봐 두려워한다(cf. 그는 소알에서 목숨을 구한 후에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20절). 그의 간구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지극히 개인적이다(“나를”, “내가”, “내 생명”). 그의 간구에는 아내나 딸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계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4. 소돔 심판의 날(19:23-29)

롯이 소알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늘에서 유황 불이 비처럼 쏟아졌으며(cf. 겔 38:22) 소돔과 고모라 성들과 그 온 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식물들이 다 멸절되었다(24-25절). 아브라함은 그가 있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치솟는 연기를 보았다.

26절은 롯의 아내가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나 뒤를 돌아 본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5. 롯과 롯의 딸들(19:30-38)

롯은 성들과 주변 지역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소알 성도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같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천사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소알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약속-21절)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롯의 딸들은 술에 취한 아버지와의 동침을 통해 후손을 이어갈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롯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으며 여전히 도덕적인 평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롯의 무지에 대해 강조한다(33, 35절). 해밀턴은 이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이전에 아버지는 딸의 동의 없이 성적 목적으로 딸을 사용하려 했다. 이제 딸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성적 목적으로 아버지를 이용할 것이다.”




I. 그랄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20:1-18)

1. 사라: 아내인가 누이인가?(20:1-7)

아브라함은 새로운 정착지 그랄에 거주할 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서(12:10~20)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불려 가는 것을 방관한다. 다시 한 번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응이 더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이후이기 때문이다(cf. 17:19).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은 소중히 여겼지만 아내의 목숨과 순결성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신다(3절). 4절의 아비멜렉의 발언(“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은 아브라함이 중보 중에 했던 말(18:33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을 생각나게 한다. 성경저자는 하나님의 공의 주제를 창세기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낸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신다(7절). 도덕적 행동으로 볼 것같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가 풀리게 하신다(17절).

2. 비난받는 아브라함(20:8-18)

아비멜렉은 죄의 위험에 빠질 뻔 한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사라를 돌려보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축과 종들 그리고 땅과 은을 아브라함에게 준다(14-16절).

아비멜렉은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책망한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비멜렉과 그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다(9절).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간음은 “큰 죄”로 인식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지만(11절), 실제로 왕과 그의 신하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였다(8절). 해밀턴은 12절이 아브라함의 변명이 완전히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나중에 율법은 이복 누이와의 결혼을 죄로 여긴다(cf. 레 18:9, 11, 20:17, 신 27:22, 겔 22:11).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과 사라에게 원인을 돌린다”(해밀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중하게 대한다. 그는 변명하는 아브라함 받아 줄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모든 수치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마무리한다(16절). 그는 애굽의 바로 왕(12:20)과는 다르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땅을 주며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혔던 출산의 문을 여신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된다.




J. 이삭과 이스마엘(21:1-34)

1. 이삭 출생(21:1-7)

“돌보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방문하다”는 기본적인 뜻을 지닌 [파카드]이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모엣]가 되어 사라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름을 이삭(“그가 웃다”)이라 불렀고(17:19)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증명한다. 사라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표현함으로(6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한다.

2. 하갈과 이스마엘 추방(21:8-21)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 자리에서 하갈의 아들(이스마엘)이 “뛰놀았다”([차하크], 출 32:6, 삿 16:25). [차하크]는 “놀리다”, 혹은 “조롱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9절에서는 어떤 대상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스마엘이 잔치 자리에서 주목을 받는 행동(예를 들어 재주를 부리는 것-삿 16:25)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사라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몹시 경계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에 근심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서(12절) 그들을 내보낸다. 이제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중된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방황하며 절망에 빠진 하갈을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18절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다.

3. 우물에 대한 갈등(21:22-34)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함을 보았고 이제 그와 언약을 맺기 원한다. 그리고 강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가운데(25절) 요청으로서 언약을 맺는다(27절). 언약의 내용은 서로가 서로를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 “잘못 다루지 않기”를 맹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우물에 관해 손해봤던 일을 솔직히 말하고(25절) 우물이 자신의 것임을 아비멜렉으로부터 확증받는다(30절).

“브엘세바”(31절)는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을 뜻한다.




K. 이삭을 묶음(22:1-24)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22:1-19)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cf. 원문은 주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한다. 구체적인 장소(모리아 땅)와 방법(번제)를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으신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내러티브는 아브라함의 반응(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그의 행동을 묘사한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출발한다(3절).

“아브라함에게 시험은 분명히 감정적으로 관련된 생각인, 주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후손이 번성하게 될 약속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희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해밀턴, 140).

제 3일에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브라함이 5절에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며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복수형)”고 말한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죽은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한다(히 11:19).

더 나아가 8절의 말씀은 13-14절과 더불어 대속자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시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도 1절에서와 같이 주어 “하나님께서”가 문장 앞에 나와 강조된다(cf. “내 아들아”는 문장 마지막에 나온다). 해밀턴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모호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 즉 너, 내 아들”로 해석될 수 있음은 언급한다. 한편, 고든 웬함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믿음의 진술, 예언, 혹은 기도로 이해되도록 의도된 것같다고 말한다(WBC, 242).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긴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행동을 막는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12절).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 거기에 있던 “다른”[아하르] 숫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다(13절).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여호와가 보다, 제공하다)라고 부른다(14절).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제공하심에 주목한다. 14절의 마지막 문장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인다/보일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한다(16-18절). 추가된 약속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이다. 왕의 군사적인 승리를 묘사한다. 또한 중요한 추가 사항은 이 모든 약속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18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은혜됨을 훼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으며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일방적으로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후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 순종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상대자로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증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다.

“이 지점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었다. 이 인과 관계에 대해 알리는 것을 미룬 것은 분명하게 실행을 약속에, 행위를 믿음에, 그리고 공적을 은혜에 예속시키는 것이다.”(해밀턴, 154).

2. 나홀의 가족(22:20-24)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녀 8명의 이름을 나열한다. 나홀의 아내 밀가는 하란의 딸이며 롯의 누이다(창 11:27, 29).




L. 아브라함의 가족 장지 구입(23:1-20)

1. 사라의 죽음(23:1-9)

사라는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기럇아르바)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거주하는 헷 족속(히타이트)으로부터 땅(막벨라 굴)을 구입하여 사라를 장사한다(cf. 19절,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도 여기에 장사된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 부르며 “나그네[게르]와 거류민[토샤브]”로 칭한다(4절). [토샤브]는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한다(6절).

2. 아브라함과 에브론(23:10-20)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에브론의 굴을 사기 원했다. 에브론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밭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반대하며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밭과 거기에 속한 굴)을 산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소유한 유일한 땅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는, 땅을 차지하는 게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후대 이스라엘에게 본보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에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용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다.” (해밀턴, 176).




M. 이삭을 위한 아내 찾기(24:1-67)

1.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하다(24:1-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는 12장에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성취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아닌 고향(“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10절) 사람 가운데 아내를 택하고자 한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2절, cf. 47:29)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하는 맹세로 엄숙함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셨던 말씀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확고히 믿었으며, 이 확신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종에 앞서 행할 것을 믿었으며(7절), 종에게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른다(6, 8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 인도하심이 반드시 아내 될 사람이 따라 올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여자는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종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종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내 될 사람을 “꼭”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그는 정중하게 초대할 것이고 여자가 원하거든 함께 올 것이다.

2. 종이 리브가를 만나다(24:10-27)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종에 앞서 행할 것이라고 들었다(cf. 7, 40절). 그는 이 말을 믿었고 확신 가운데 매우 담대하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오늘 내 앞에 일어나게 하소서”(12절, cf. 27:20). 그리고 놀랍게도 구체적인 표증을 요구한다. “내가 물 길으러 오는 한 소녀에게 내가 이러이러하게 말할 때 그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면 그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14절).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여인, 리브가를 보내신다. 그리고 종은 기도했던 대로 말을 건네고 표증으로 요구했던 그 대답을 그대로 듣는다(17-18절). 종은 이제 그녀의 입을 통해 그녀의 혈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확증한다(24절).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한다(26-27절).

3. 종이 라반을 만나다(24:28-49)

리브가는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24절). 그러나 리브가가 “어머니 집”에 이 소식을 알리고, 그녀의 오빠(라반)가 결혼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브두엘은 너무 늙었거나 그의 아내에 의해 좌우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든 웬함, cf. 53, 55절).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리브가가 받은 선물에 관심을 보인다(30절). 그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것같다.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자신이 이곳까지 온 임무와 그 과정을 상세히 말한다(35-48절). 이제 선택은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에게 달렸다.

4. 종과 리브가가 떠나다(24:50-61)

라반과 브두엘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받아들이고 리브가를 보내기로 한다. 이에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52절) 리브가와 라반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물을 준다(53절). 리브가는 오빠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겠다고 나선다.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의 후손 번성과 승리를 위해 축복한다(60절).

5.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다(24:62-67)

이 단락에서 아브라함은 언급되지 않는다. 해밀턴은 이 때쯤 이미 아브라함이 임종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p. 207). 종은 이삭을 향해 “나의 주인”(65절)이라고 말한다. 리브가는 남편될 사람을 향해 예의를 갖추며(65절), 이삭은 종의 말을 다 들은 후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랑한다.

신붓감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는 케레트의 우가릿 서사시와 비교될 수 있다. 우가릿 서사시에서 케레트는 꿈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종과 다르게 케레트는 단순히 계시받은 지시사항에 수동적으로 따를 뿐이다. 성경 내러티브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훨씬 강조한다.




N. 아브라함 사이클의 결말(25:1-18)

1. 아브라함의 죽음(25:1-11)

그두라는 여기서 “아내”로 불리지만 역대상 1장 3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첩”으로 불린다(cf. 25:6 “첩의 아들들”). 그두라는 여섯 아들을 낳았다(cf. 이 아들들이 이룬 민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밀턴의 주석을 참고하라). 아들 중 미디안과 손자 중 앗수르는 많이 알려진 민족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떠나 따로 살게 한다(6절).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였으며 20년 후 손자(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도 아브라함은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7절) 사라가 장사된 곳(막벨라 굴)에 장사된다(9절).

11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2.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25:12-18)

이스마엘의 계보가 소개된다. 이스마엘의 열 두 아들은 열 두 민족의 “통치자”[나시]가 되며 넓은 지역에 거주한다(16, 18절, cf. 열 두 아들의 이름과 족속에 대해서는 해밀턴의 주석을 참고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17:20)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음을 증거한다.






III. 이삭/야곱 사이클(25:19-36:43)

고든 웬함(“모세 오경”)은 이삭의 톨레돗을 다음과 같은 인클루지오 구조로 분석한다.


A. 에서와 야곱의 출생(25:19-26)

이삭의 “톨레도트”는 25장 19절에서 시작하여 35장 43절까지 이어진다. 이는 열두 아들을 가진 이스마엘의 “톨레도트”(25:12~15)에 비하면 매우 길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아내였지만 정작 임신을 하지 못했다. 약속의 자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하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기도의 응답으로 얻는다(21절, cf. 26절에 리브가가 출산 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임을 볼 때 아마도 기도의 기간은 약 2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울 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묻는다(22절).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3절). 큰 자(에돔)이 작은 자(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은 거의 천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다(삼하 8:12-14).




B.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다(25:27-34)

27절에 야곱을 묘사한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 해밀턴은 “완전한[탐]”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절의 에서의 요청(간청의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명령형)에 비해 야곱은 에서에게 강하게 명령한다(31, 33절). 야곱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자신의 목표를 쟁취한다. 성경저자는 야곱이 아닌 에서의 행동을 비난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멸했다/거절했다”(34절, cf. 히 12:16).




C. 이삭과 아비멜렉(26:1-35)

1. 음식과 진리의 기근(26:1-11)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은 아마도 기근을 피하기 위해 먼 애굽까지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권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그곳이 그랄이었다)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신다. 애굽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

3-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에 대를 이어 계속됨을 보여준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닥칠 때 속임수를 쓰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다르게 리브가는 타지에서 다른 남자에게 데려감을 당하지 않았다(10절). 블레셋 사람들은 정중하게 물었지만 이삭은 두려움을 느꼈다(7, 9절).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 때문에 다른 사람(리브가와 또 리브가를 취했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했다. 이 이야기에서 도덕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다(10-11절). 성경저자는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음을,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강조한다(12절).

2. 다툼에 이른 질투(26:12-22)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거주하며 그곳에서 백 배의 수확을 얻는다. 그가 농사로 그리고 목축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한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를 내어 쫓는다.

이삭은 도망치듯 멀리 가지 않는다. 도리어 그랄 어딘가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아 다시 판다(18절).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삭은 이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피하여 다른 곳에 우물을 판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리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22절).

3.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의 맹세(26:23-33)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21:30-34)이며 이삭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cf. 25:11). 기근이 끝나자 이삭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해주신다. 이삭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삭은 예배로 반응하며 그곳에 정착한다.

아비멜렉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온다.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28, 29절).

함께 식사를 한 다음 날 둘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날 이삭은 종들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접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심을 우물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신다(32절).

4. 에서의 헷 사람 아내(26:34-35)

에서는 40세에, 즉 이삭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삼는다. 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한데, 부모는 다른 족속과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석가는 이 이야기가 에서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화한다고 제안한다.




D.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받다(27:1-45)

1.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다(27:1-5)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 능력이 저하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를 불러 축복하고자 한다.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의 신탁을 알고 있었겠지만(cf. 25:23,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신다) 여전히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사냥하러 나가고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엿듣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

2.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을 속이도록 부추기다(27:5-17)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엿들을 때부터 이삭과 야곱을 속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야곱을 에서대신 축복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머뭇거림 없이 추진한다. 그녀는 야곱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명령한다. 야곱은 이삭의 저주(12절)와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머뭇하지만 리브가는 자신이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까지 말하며(13절) 이 계획을 확고하게 밀어붙인다. 그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힌다(15-16절). 또한 이삭을 위한 음식도 직접 만들어 야곱의 손에 쥐어 준다(17절). 그녀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야곱을 위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신탁을 자신이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cf.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사라의 성급한 열정이 상식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존경에서 나왔다고 인정한다.)

3. 야곱이 이삭을 속이다(27:18-29)

아무리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축복을 가로챌 것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아버지의 눈 앞에서 아버지를 속인 사람은 야곱이었다. 야곱은 아버지의 세 번의 질문(“네가 누구냐?”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24절)에서 솔직히 말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미 그는 도리어 저주 받을 것을 더 두려워했을 것이다. 야곱은 매 번 답변에 거짓말을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며 거짓말을 한다(20절).

한편,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만 어두울 뿐 아니라 손의 감각(23절)도 그리고 냄새를 정확히 분별하는 능력(27절)도, 그리고 평범한 염소 고기를 인지하는 미각(9절)도 어두워졌음이 증명되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이삭이 나중에 보게 될 야곱의 축복과 비교하여 영적으로 둔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제 이삭은 모든 의심을 접고 아들을 축복한다(28-29절). 축복의 핵심 내용은 농경의 풍요와 정치적 우세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축복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가?

4.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다(27:30-40)

이 단락에서 에서가 다시 등장한다. 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축복을 빼앗겼다. 아마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동안 에서는 별미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크게 떨며”(33절) 놀란다. 그는 자신이 이미 한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야곱이 에서의 복을 속여 빼앗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다(35절).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애원하는 에서를 위해 야곱은 도리어 저주의 말을 남긴다(39-40절, cf. 히 12:17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아버지의 장자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서도 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여겼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는 일이 되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25:23, cf. 27:37, 40).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유로게오]라고 기록한다(히 11:20).

5.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재촉하다(27:41-45)

리브가는 이번에 에서의 결심을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듣게 된다. 그녀는 에서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야곱을 대피시킨다. 이번에도 리브가는 야곱에게 직설적으로 명령한다. 리브가는 “몇 날”이 지나면 에서의 분노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때가 되면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 “몇 날”은 2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었다. 창세기는 리브가와 야곱이 다시 만났다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E.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다(27:46-28:22)

1. 떠난 야곱과 삐뚤어진 에서(27:46-28:9)

리브가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삭을 설득한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선택하라고 명령한다(2절).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한다(4절).

에서는 뒤늦게서야 자신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다(8절).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을 삼촌 이스마엘의 딸들에서 얻는다.

2.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다(28:10-22)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 위에 있다. 하란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로 만만치 않은 여정이다.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잠에 들었을 때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 닿은 “계단[술람]”과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야곱) “옆에” 서서 말씀하신다(cf. 18:2, 24:13, 해밀턴은 하나님께서 야곱 “옆에” 서 계신다는 해석-NAB, NEB-을 지지한다.). 하늘에 닿은 계단의 모습은 바벨의 탑을 연상케 한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려는 교만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천사들이 계단을 통해 하늘에 오르고 내린다. 나중에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다(16-17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야곱의 “명백하게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꾸짖지 않는 것은 이런 예외를 누리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 가인,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 건설자들의 이야기와 생생하게 대조를 이룬다”(해밀턴, 30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상기시키며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는 바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다(13절). 또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며 그와 그 자손이 세계 만민의 복이 될 것을 약속하신다(14절, cf. 12:3, 18:18, 22:18, 26:4). 뿐만아니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15절). 야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보호와 인도를 야곱에게 약속하신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에 두려워한다(17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한다. 아담처럼(3:10) 자신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일까?

다음날 야곱은 돌 기둥을 세우고 이곳 이름을 “벧엘(하나님의 집)”이라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서원한다(19-22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함께하시고 이곳(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이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길 것이며 십분의 일을 바치겠다고 약속한다. 서원의 내용은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cf. 삼하 15:8). 그럼에도 이제 야곱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속인 아버지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입장이 된다.




F. 야곱이 라반과 라헬을 만나다(29:1-35)

1.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다(29:1-8)

1절의 “동방 사람”이라는 표현은 북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있는 아람 사람들을 가리킨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심판(4:16), 허무함(11:2, 13:11), 소원해짐(25:26)을 암시한다.

야곱은 우물 곁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은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고 말해준다.

2.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다(29:9-14)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cf. 헤밀턴은 야곱이 “삼손처럼” 큰 힘을 발휘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는 호의를 보인다. 그 후에 그는 라헬에게 인사를 나누고 소리 내어 운다(11절). 이러한 극적인 만남에서 라헬 또한 급하게 움직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 라반 또한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며 자기 집으로 들인다.

3.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다(29:15-20)

야곱은 라반의 큰 딸인 레아보다 작은 딸인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라반에게 자신의 7년치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라반은 “그녀를 네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19절)는 약간은 애매한 말로 대답한다. 어쨌든 야곱은 긍정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으며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기간을 며칠 같이 여겼다(20절).

4. 야곱이 라반에게 속다(29:21-30)

드디어 라반과 약속한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21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라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라반은 결혼 잔치날 저녁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한다. 라반은 명백하게 야곱을 속였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 시키는 것이 여기 지방의 풍습이 아니라고 하는 말(26절)은 아무래도 핑계에 불과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계약 전에, 혹은 최소한 결혼식 전에 말했어야 한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라반에게 속았다.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 더 라반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

5.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네 아들(29:31-35)

벧엘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의 활동이 처음 언급된다. 벧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다(28:15).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하나님의 첫 등장은 야곱이 아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직역하면, “미움을 받은”) 레아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돌보셨고[라아]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레아는 첫째 아들(르우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고백한다(32절).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레아는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고 둘째(시므온)를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했다(33절). 세째(레위)를 낳을 때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대해 갈급해 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34절). 네째(유다)를 낳을 때는 그녀의 관심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다.




G. 야곱이 자녀들과 양떼를 얻다(30:1-43)

1. 야곱이 빌하에게서 낳은 자녀들(30:1-8)

하나님의 개입은 사랑하는 사이였던 라헬과 야곱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든다.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쏘아 붙이고(1절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냐라며 라헬에게 화를 낸다(2절). 라헬의 시기로 인한 아들에 대한 집착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종 빌하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한다. 이에 그는 야곱에게 다시 명령한다. “그녀에게 들어가라”(3절).

빌하가 낳은 아들은 라헬의 아들이 되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셨는가? 최소한 여기서는 해설자가 말해주지 않는다. 30장 22절에 가서야 라헬이 직접 아들(요셉)을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한다.

빌하가 둘째 아들(납달리)을 낳았을 때 라헬은 자신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말한다(8절). 이는 라헬이 얼마나 언니를 시기했으며 아들 낳는 경쟁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보여준다. “크게 경쟁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나프툴레 엘로힘]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싸움” 혹은 “하나님의 싸우는 경기”로 번역된다. 결국 라헬은 아들을 낳는 경쟁이 언니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경쟁 혹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한 모습과 평행을 이룬다. “라헬은 야곱처럼 형을 대신하고 형을 곤궁에 빠지게 하는 동생이다. 그들의 생애가 가지는 이러한 유사점은 그들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든 웬함, 445).

2. 야곱이 실바에게서 낳은 자녀들(30:9-13)

레아는 라헬이 “경쟁에서 이겼다”고 한 말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미 네 명의 친자식이 있음에도 레아는 그녀의 시녀(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두 명의 아들을 더 갖는다. 실바가 첫 아들을 낳을 때 레아는 “복되다”하고 아들 이름을 갓이라고 짓는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라고 하며 아셀이라 이름한다(13절, cf. 눅 1:48).

3. 레아가 야곱에게 자녀를 더 낳다(30:14-21)

레아는 야곱과 성적인 관계를 하기위해서 라헬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사라잡고 있다. 그리고 레아는 라헬이 자신의 남편을 빼앗았다고 표현한다(15절).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며 합환채로 야곱을 산다(고용한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레아의 처절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17절). 레아는 다섯째(잇사갈 “값을 주셨다”)와 여섯째 아들(스불론, “귀한 선물을 주셨다”)을 낳는다. 20절의 레아의 고백을 들어보면(“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나를 높이리라”) 여전히 그녀가 마지막까지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아가 마지막에 낳은 자식은 딸(디나)이었다. 이는 어쨌든 레아가 완전 수인 7명을 채웠음을 의미한다.

4. 라헬이 요셉을 낳다(30:22-24)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해주신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대로 아들(요셉, 베냐민)을 낳게 하사 그녀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아사프]. 라헬은 요셉의 이름을 지은 후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야사프] 원한다”고 말한다(24절). 라헬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한다.

5. 야곱의 소유가 불어나다(30:25-43)

이 단락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더 붙들어 놓을 심상으로 “너의 품삯을 정하라”(28절)고 말한다. 그동안 품삯을 주지 않았는가? 나중에 야곱이 말하지만 라반은 품삯에 대해서도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31:7).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27, 30절). 야곱은 지혜롭게 외삼촌 라반과 거래를 한다. 그는 라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흔치 않은 다색의 양과 염소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한다(32절). 라반은 흔쾌히 승락하며(34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들을 야곱의 떼와 사흘 길을 떼어 놓는다(36절).

야곱은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 그가 사용한 방식(37-38, 41-42절)은 마치 미신적이고 주술적이어 보인다(cf. 해밀턴은 41-42절을 해설하며 야곱의 동물 지식이 결코 원시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택한 방식과 확신은 이해할 수 없을 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31:10-12).

고든 웬함은 이 단락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곱은 속임수를 쓰지 않고, 그들 사이의 자유롭게 협상한 약정의 조건을 순수히 지키는 것만으로 라반의 허를 찌른다. 속이는 자가 우세한 이 세상에서 정의 곧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간교한 자로 자기 궤휼에 빠지게 하신다는 원칙의 실례를 보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표하고 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부분인 것이다...

[야곱은] 자신이 약속 받은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국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라반과 그의 가족에게 복이 주어짐에 따라 다시 한 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실현됨을 보여준다.” (고든 웬함, WBC, 466-467)




H.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주하다(31:1-54)

1.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다(31:1-16)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번영을 질투했으며, 야곱과 그들 뿐 아니라 라반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2, 5절). 야곱이 결정적으로 라반을 떠나야 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3절)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반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다(5절).

야곱은 아내들을 따로 불러 라반이 그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던 일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번성케 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 가라고 말씀하셨던 일을 나눈다(6~13절). 여기서 야곱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한다(cf. 해밀턴은 별 개의 두 계시라고 본다). 결국 두 아내는 야곱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다(14-16절).

2.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도주하다(31:17-21)

야곱은 정당하게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라반이 없을 때를 이용해 조용히 고향 집을 향해 떠난다. 야곱은 라반을 믿지 못한다. 그와의 마찰로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cf. 31절). 그러기에 그는 떳떳하지만 도둑처럼 몰래 도망한다(cf. 20절의 “가만히 떠났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마음을 훔쳤다”이다).

문제는 야곱의 일원 안에 진짜 도둑이 있었다는 사실이다(19절). 라헬은 왜 아버지의 가정 신(테라핌)을 훔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의견으로 나뉜다: (1) 상속권에 대한 보장 (2) 가족의 수장권 확보 (3) 여행 길의 수호자 (4) 금전적 가치 (5) 복수심 등. 그러나 본문은 그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3. 라반이 야곱과 그 일행을 따라잡다(31:22-35)

삼 일 만에 이 일을 알게 된 라반은 분노에 차서 군대처럼 야곱을 쫓아간다. 라반은 야곱을 만났을 때에 송별잔치라도 하며 보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27절) 사실 그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29절)으로 그에게 보복하려 했을 것이다(cf. 26절).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꿈으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기 때문이다(24, 29절).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다.

라반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엘로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떠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넘어 가지만 자신의 신들[엘로힘]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추궁한다(30절). 여기에 역설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 주시지만 라반의 하나님은 라반이 지켜줘야 한다! 라반의 신은 유괴되어 생리하는 여자의 자리 아래에 놓이며(34-35절), 라반은 결국 자신의 신[엘로힘]을 찾지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게 된다.

4. 야곱의 변명(31:36-42)

라반이 자신의 어떤 물건을 야곱의 장막들에서 찾지 못하자,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을 향해 자신의 의에 대해 변호한다. 외삼촌의 의심을 지적하며 외삼촌을 부끄럽게 쏘아붙인다(36-37절). 더 나아가 20년 동안 자신이 충성되게 섬겼던 일과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행위를 대조하며 당당하게 외삼촌을 꾸짖는다.

야곱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시며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을 확인 했기 때문이었다(42절, cf. 29절).

5. 언약 협상(31:43-54)

라반은 야곱의 변호와 책망에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딸들과 자식들 양 떼와 재산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만(43절), 그것은 “과장되고 잘못된 진술”일 뿐이다. 라반은 야곱의 보복을 두려워했을까? (cf. 52절) 그는 먼저 야곱과 맹세를 맺기 원한다. 그는 여러 번 품삯을 속인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야곱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돌 무더기와 기둥을 세운다(45-46절).

라반은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않기를 야곱에게 요구한다. 동일한 계약이지만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53절)을 불러 언약한다. 언약식은 언약 식사로 마무리된다.




I.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31:55-32:32)

1. 마하나임에서의 천사와 만남(31:55-32:2)

야곱은 라반과 아침 일찍 헤어지고 고향 길을 향해 간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말라킴]”이 그를 만난다. 그러나 그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사건의 의미를 야곱이 고백(“이는 하나님의 진/군대진라”)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만나다[파가 베]”는 히브리어 동사는 “적대적 목적으로 만나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중재하다, 탄원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야곱의 가는 길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 만나 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하나임”은 “두 진”(cf. “두 떼”)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왜 그렇게 이름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그 땅을 “하나님의 진/군대[마하네-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cf. 삿 18:12 “마하네 단”). 마하나임의 위치는 요단 강 동쪽의 므낫세와 갓 지파의 영토 사이의 경계에 있다. 이곳은 다윗의 임시 수도이기도 했으며(삼하 17:24, 27) 솔로몬은 이곳을 중심지로 삼는다(왕상 4:14).

2.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32:3-12)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략을 가르쳐주었을까? 야곱은 자신의 사자들[말라킴]을 에서에게 보내며 전달할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준다. 야곱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그는 그간의 20년을 짧게 요약하고 선물을 보내며 형 에서의 호의를 받기 원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알린다(4-5절).

그러나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매우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7, 11절). 그는 형이 호의적인 태도로 오는 지 반대로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오는 지 알 길이 없다. 그러기에 더욱 두려워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7-8절).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이 결코 복수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음이 나중에 밝혀진다. 설사 그의 의도 속에 야곱을 겁주고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행동과 비슷할 수 있다.

9~12절에서 야곱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9, 12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의 기도 속에는 겸소함이 있다(10절). 그의 기도는 솔직하며 구체적이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봐 두렵습니다”(11절).

3. 에서를 만나러 가다(32:13-21)

야곱은 아마 밤을 지새우며 걱정 속에서 작전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형에게 보낼 큰 예물(짐승들)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떼로 나누어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기를 원한다(20절, cf. 원문은 “그의 안색에서 (분노를) 지우도록”이라는 의미다).

4. 브니엘에서의 야곱(32:22-32)

야곱은 밤에 아내들, 여종들 그리고 열한 자녀를 데리고 얍복강을 건넌 후 홀로 남는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다(cf. 호세아는 이 사람을 천사[말라크]로 표현한다-호 12:4, 신적 존재와의 만난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사사기 6장, 13장에 나온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시킨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가라고 요청하지만 야곱은 그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26절). 야곱은 어떤 축복을 구했을까? 그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해밀턴, 410, 412).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 새로운 이름을 준다. 이스라엘-“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때문이다”(28절). 해밀턴은 이스라엘을 “그가 엘과 겨루었다”보다는 “엘이 다스릴 것이다/겨룰 것이다” 혹은 “엘이 다스리도록 하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야곱의 단호함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공격자에게 매달리는 능력, 대적자의 축복을 고집스럽게 바라는 데 초점을 둔다.” (해밀턴, 412-413)

야곱은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만 그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29절, cf. 삿 13:18)하며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이 축복하고 떠난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닫는다. 야곱을 그곳 이름은 “브니엘” 즉 “엘의 얼굴”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야곱이 장소에 이름을 붙인 세 번째 경우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벧엘”(28:19)과 “마하나임”(32:2)이다. 해밀턴은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30절)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서로부터 생명이 보존될 것을 확신한 고백이라고 설명한다(415).

고든 웬함은 야곱 씨름의 역설에 대해 야곱과 맞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승리를 거두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민족적 운명을 요약한 것이다. 그들의 모든 시련과 환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은 궁극적으로는 그들 편이셨다. 실로, 그분은 승리하실 것이며, 그분의 승리로 이스라엘도 승리할 것이다.” (고든 웬함, WBC, 538-539)




J.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다(33:1-20)

이제 야곱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난다. 그는 모든 가족들 “앞서”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안고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4절).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모습 속에는 야곱을 향한 어떤 분노나 악의도 느껴지지 않는다. 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야곱을 용서한듯하다. 아니면 신적 존재와의 씨름이후 에서에게 갑작스럽고 신비한 심적 변화가 생겼던 것일까? 전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성경이 라반 때처럼 에서의 심경변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감격적인 만남 이후 2절에서 배치했던 순서대로 여종들과 그녀들의 자식들,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녀의 자식들이 나아와 에서에게 엎드려 절했다. 야곱은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했던 예물들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말하기를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같다”고 말한다(10절, cf. 한글성경은 “형님”이라는 단어를 적었지만 원어로는 “당신”이며, 실제로 야곱은 형을 “내 주”라고 부르며 끝까지 격식을 갖춘다-8, 13, 14, 15절). 야곱이 11절에서 “예물[민하]”을 “축복[베라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한 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다. “야곱은 이전에 에서에게서 축복을 훔쳤으나, 이제 축복을 에서에게 돌려줄 것이다”(해밀턴).

형은 진심으로 야곱을 호의 해주고 동행하겠다고 하지만(12절) 야곱은 핑계를 대며 에서를 먼저 보낸다. 그는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야곱은 세일(남쪽)이 아닌 숙곳(북쪽)으로 간다(14, 17절). 여기서 베스터만(Westermann)은 대부분의 주석가들과는 다르게 야곱이 전혀 부정직하게 말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밀턴은 야곱이 여전히 거짓 약속과 거짓 기대를 주고 있다고 보며 그가 에서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야곱은 숙곳에서 세겜으로 이동하고 그곳에 거주하셨으며 거주한 그 땅을 값을 주고 산다(19절).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했던 장소인 벧엘(28:20)이 아닌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그 제단의 이름은 “엘은 이스라엘(즉 야곱)의 하나님이다”이다(cf. 28:21).




K.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34:1-31)

1. 디나가 욕보다(34:1-7)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 의해 강간당한다. 그후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지만 이미 그의 행위는 해설자의 표현대로 디나를 더럽힌 일이었으며(5절),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7절)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야곱)은 딸의 강간 소식을 듣고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신중하다. 이는 나중에 소식을 듣게된 모든 아들들의 반응과는 매우 대조된다(7절).

2. 하몰과 세겜이 주장하다(34:8-12)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하샤크]” 디나를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한다. 그리고 민족 간에 서로 통혼하며 함께 거주하자고 말한다. 세겜은 형제들은 요구하는 어떤 큰 혼수와 예물이라도 자신이 주겠다고 말한다. 관대한 제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몰과 세겜은 디나 사건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는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누이를 더렵힌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을 뿐이다(13절).

3.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다(34:13-17)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시람들을 전멸시킬 계획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17절). 아마도 이 전략은 처음부터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나왔을 것이다(cf. 25절).

4.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다(34:18-24)

다시 한 번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강조한다(19절). 하몰과 세겜은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제안하며 그렇게 하면 야곱 가족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23절). 이에 세겜 싸움에 나갈 만한(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 할례를 받는다.

5.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하다(34:25-31)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보복이 시작된다. 그들은 할례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내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찾아온다. 그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성읍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 잡아왔다.

야곱은 특별히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한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과 가족이 위협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나중에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의 호전적인 성격에 대해 저주한다(49:5-7).




L. 세겜에서 벧엘을 거쳐 마므레까지(35:1-29)

1. 신상을 묻다(35:1-4)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사건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크게 미움을 샀으며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감지했다(34:30).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 땅을 떠나 벧엘로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날 때에 야곱이 두려워하던 주변의 성읍들은 두려움 속에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했다(5절).

하나님께서 벧엘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지난 과거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환난의 날”(3절)을 상기시키신다. 야곱은 그때의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야곱은 자발적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에게서 모든 신상을 받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는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으며 자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한다(3절). 야곱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야곱이 벧엘에 도착하다(35:5-8)

야곱 일행이 떠날 때 “하나님에게서의 두려움”이 그 주변 성읍들에 임하였으므로 누구도 그들을 추격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무사히 벧엘에 이르렀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짓는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엘벧엘]”

8절은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다.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이 고향(벧엘)으로 돌아오기 전에 죽은 듯하다. “저자는 리브가의 이름을 포함함으로써 독자에게 그 이름을 떠올리도록 돕는데,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도록 부추긴 인물이다. 리브가가 징벌(최소한 암시됨)은 자기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것이다(해밀턴, 463).”

3. 야곱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이다(35:9-15)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보이신다.” 꿈 속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10절).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자손 중에 “왕들[멜렉]”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1절).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의 복 선언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이(베냐민)를 낳다가 죽는 장면이다(16-19절).

4. 출생과 죽음, 그리고 근친상간(35:16-22)

라헬은 심한 고통 속에 아들(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다. 그녀는 죽기 직전 아들의 이름을 “울음/애도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행운/오른쪽의 아들”이라 불렀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되었을 것이다. 야곱 라헬의 묘에 비(기둥)를 세운 것을 그녀를 향한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22절의 르우벤이 야곱의 첩(빌하)을 취한 사건은 단순히 르우벤의 성적 방종을 말하지 않는다. 구약은 이전 왕의 아내가 계승자의 아내가 되는 예를 보여준다(삼하 12:8, 16:20-22). 르우벤은 아버지의 가장의 권한에 도전한 것이며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일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 나중에 야곱은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서 르우벤을 이 일로 저주한다(49:4).

5. 야곱의 가족(35:22-29)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열된다. 먼저 레아의 여섯 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레아의 여종(실바)의 아들 둘이 나열 된다. 이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들이다(cf. 사실 베냐민은 가나안 에브랏 근처에서 태어났다-16절). 여기서 딸 디나는 소개되지 않는다.

27-29절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삭은 180세에 헤브론(기럇아르바)에서 죽었으며, 야곱은 그곳에서 형 에서와 재회한다.




M. 에서 족속과 에돔 족속(36:1-43)

1. 에서의 직계 가족(36:1-8)

36장은 에서의 가족 및 에돔 족속의 지도자들의 목록을 다룬다. 에서는 세 부인에게서 다섯 자녀를 낳았다.

6-8절은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 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적대관계로 헤어진 것이 아니며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여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에서가 양보하여 떠난 것같은 인상을 준다. 이 시기가 야곱이 형을 처음 재회했을 때인지 그 이후의 어떤 때인지는 알 수 없다.

2. 에서의 아들과 손자들(36:9-14)

여기서 에서의 족보를 반복하되 손자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에서는 다섯 아들과 열 명의 손자를 얻는다.

3. 에서에게서 나온 부족들(36:15-19)

본 단락은 9~14절과 거의 동일하게 후손의 목록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셋째 세대 자손들의 목록만 나타나는데, 그들은 모두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었다(19절).

4. 세일의 계보(36:20-30)

본 단락은 에돔 족속이 정복한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계보를 다룬다. 세일의 일곱 아들들은 20명의 자녀를 낳는다.

5. 에돔 왕들(36:31-39)

본 단락은 여덟 세대에 걸친 에돔의 왕들을 목록을 제시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왕위가 아들로 계승되는 왕조가 아니라 선출에 의한 군주제라는 것이다.

6. 에서의 종족들(36:40-43)

이 목록은 에서에게서 내려온 열한 종족을 열거한다. 이중 일곱 이름은 이 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15~19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목록이 후대 족장들의 목록이거나 지리적으로 배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IV. 요셉 이야기(37:1-50:26)

김정우(“구약통전”)는 야곱의 톨렛돗을 다음과 같은 인클루지오 구조로 분석한다.


A. 요셉이 노예로 팔리다(37:1-36)

1. 요셉이 형제들과 충돌하다(37:1-11)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톨레돗]”이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얻은 특별한 아들을 잃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잃은 아들을 다시 얻는다.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그러한 영향은 야곱의 마지막 축복 장면에서 드러난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한다[디바](2절). 히브리어 동사 [디바]는 적대적 의미를 포함한다. 요셉의 악한 보고는 그가 받은 특별한 대우와 함께 형들의 적개심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4절). 야곱이 만들어준 “채색옷[케토네트 파심]”(3절)은 ‘손바닥이나 발바닥까지 덮는 겉옷’을 가리킨다(cf. 삼하 13:18, 주석가 스파이저는 [케토네트 파심]을 ‘여신 신상 주의에 둘린 금 장신구로 장식한 예복’을 의미하는 아카드어와 연결시킨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적개심은 요셉이 두 번에 걸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할 때 더욱 고조된다. 첫 번째 꿈 이야기 후 요셉은 자기 꿈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들은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8절)라고 하며 그를 경멸한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즉 요셉의 부모까지 포함하여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해석을 명백하게 유도한다(9-10절, cf. 해밀턴은 라헬의 죽음이후 레아가 요셉의 계모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으나 그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2. 요셉이 형제들을 찾으러 가다(37:12-17)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낸다. 요셉이 형들을 따라 이동한 거리는 북쪽 세겜으로 8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21km로 짧지 않은 거리이다.

3.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다(37:18-24)

형들의 요셉을 향한 증오는 멀리서부터 찾아 오고 있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그들은 요셉을 “꿈의 주인”이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성취될 수 없음을 자신들의 손으로 증명하려고 한다(20절).

르우벤은 선한 뜻으로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저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한다. 그의 제안은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이 일로 요셉은 당장 목숨만은 건지게 된다.

4. 요셉이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에게 팔리다(37:25-30)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살리고자 한다. 그는 지나가는 이스마엘(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한다. 그는 요셉이 혈육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형제들을 설득한다. 그러나 유다는 르우벤만큼 그 동기가 고상하지 않다. 르우벤은 요셉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리려고 계획했다면 유다는 그저 그에게 직접 손을 대서 피흘리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결국 요셉은 당시 남자 노예의 값(은 이십)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다.

르우벤은 후에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한다. 르우벤의 처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5. 야곱이 속다(37:31-36)

형들은 요셉의 옷에 숫염소 피를 묻히고 아버지를 속인다.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야생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확신하며 오래도록 애통한다. 야곱은 자녀들의 위로를 “거부한다”[마안]. 야곱의 남은 인생은 그가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46:29-30) 평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끊기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직전 해설자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음을 전한다(36절).




B. 유다와 다말(38:1-30)

1. 자녀 없는 과부 다말(38:1-11)

유다와 그의 맏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에 갑자기 삽입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언급되는 것은 적절하다(해밀턴).

유다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여(cf. 24:3, 28:1) 세 명의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첫째 아들(엘)은 결혼 이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 성경은 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며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유다는 둘째 아들(오난)에게 형의 대를 잇기 위해 형수(다말)와 성적 관계를 맺으라고 말한다. 유다는 다말에게 재혼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cf. 신 25:5은 결혼할 것을 명령한다). 유다는 단순히 “형수에게 들어가라”(8절)고 말함으로써 죽은 아들의 대를 잇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오난은 수혼의 의무를 지기를 거부한다. 성관계는 하지만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땅에 설정한다(9절, cf. 해밀턴은 이 일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이었음을 문법적으로 옹호한다). 오난의 입장에서 자신이 형에게 씨를 주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이 물려받지 못하게 됨으로 그렇게 행했을 것이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수혼의 의무를 다하는 것같이 했지만 결국 은밀하게 모두를 속였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이신다(10절).

유다는 둘째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두려워했으며 셋째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그를 다말에게 들어가게 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11, 14절). 다말은 유다의 의도도 모른 채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2. 다말이 유다를 속이다(38:12-19)

시간이 지나고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셋째 아들(세라)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행동한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홀아비가 된 후에 접근한다. 양털 깎는 기간은 큰 축제의 기간이었을 것이며(삼하 13:23-24, 호 9:1) 다말은 이 기간에 시아버지를 속여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3. 다말이 혐의를 벗다(38:20-26)

유다는 친구를 통해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 유다는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여 그 담보물 찾기를 멈춘다(23절). 석 달쯤 후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유다에게 알려지고 유다는 다말을 불사르라 명령한다. 아마도 유다는 셋째 아들(셀라)와 약혼한 다말에 대해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다말은 위기의 순간에 시아버지의 물건(도장, 끈, 지팡이)를 보이며 자신을 임신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유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며느리를 옳다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말한다(26절).

4.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38:27-30)

다말은 쌍둥이를 낳는다. 쌍둥이 중 첫째는 먼저 손이 나왔지만 둘째가 형을 제치고 나왔다. 그러므로 둘째의 이름을 베레스(“터뜨리다”)라고 하였다. 베레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cf. 룻 4:18~22). 이와같이 다말의 이야기는 메시아 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녀는 메시아 계보에 나타난 여러 여자들(라합, 웃, 밧세바, 마리아) 가운데 첫 여자로 언급된다(cf. 마 1:1~17).




C.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39:1-23)

1. 보디발 집을 책임지는 요셉(39:1-6)

요셉은 애굽의 고위간부(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된다. 성경저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언급한다(2절). 그리고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 보디발은 요셉을 특별히 신뢰했고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5절). 이는 창세기 12장 3절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제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다.

2.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구애를 거부하다(39:7-12)

6절 후반부에서 요셉의 용모에 대한 언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을 미리 준비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9절). 여인의 유혹은 계속되었으며 요셉은 더욱 경계한다(함께 있지도 않았다-10절). 그러다가 하루는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하자 요셉은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 옷[베게드]은 형들에게 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고난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된다(cf. 해밀턴은 [베게드]가 속옷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셉이 “불충실하게 행동하려는 찰나”에 있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추론이다).

3. 요셉이 강간 미수로 고발당하다(39:13-18)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뿌리치고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종들을 불러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녀는 요셉이 먼저 옷을 벗었음을 강조하려고 요셉이 옷을 “내 곁에” 두고 도망했다고 말한다(15절). 그녀의 변명은 이차적으로 남편에게 향한다. “그가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14절). 이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화살을 남편에게까지 돌리는 그녀의 사악함을 드러낸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을 고발한다. 이때 그녀는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부름으로 외국인 노예에게 성적으로 공격받았다는 자신의 수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그녀는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왔다는 것과 그가 “당신의 종”(19절)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보디발에게 가능한 한 빠른 조치를 하게 만든다.

4. 요셉이 감옥에 갇히다(39:19-23)

보디발은 아내의 자신을 향한 고발로 말미암아 심히 흥분한 상태였고, 요셉의 변명을 들어볼 여지 없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것인가? 해밀턴은 보디발이 요셉을 즉각 처형하지 않고 옥에 가둔 것자체가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아내의 고발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같다고 말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요셉의 입장에 감옥행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형들에 의해 팔려온 낯선 땅에서 겨우 신임을 얻고 지위를 찾아가던 때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다면 이번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을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으며 이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말한다(21절).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피해가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인자[헤세드]를 요셉에게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다시 한 번 상관의 신임을 얻으며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된다(22-23절).




D. 요셉이 동료 죄수들의 꿈을 해석하다(40:1-23)

1. 곤경에 처한 바로의 종들(40:1-8)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 있던 옥에 갇힌 사건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이다.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을 요셉에게 털어 놓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다. 요셉은 자신들의 꿈으로 인해 번민해하는 그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한다(8절).

2.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꿈 해석(40:9-15)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사흘 째에 일어날 것을 말한다. 사흘 째가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20절). 꿈에서 그가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준 것은 그가 복직하게 될 것은 의미했다(13절). 요셉은 곧 이어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서 자신이 옥[구덩이, 37:20]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즉 외국인이라고 알린다.

3.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꿈 해석(40:16-23)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복직이 아닌 처형이었다(19절). 성경은 두 관원의 범죄 내용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과 공평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꿈을 꿨고 그 꿈의 해석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꿈을 해석했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은 후에 요셉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요셉은 더 기다려야 한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 2년이 지날 때까지(41:1) 요셉의 요청을 기억하지 못한다(23절).




E. 요셉이 애굽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다(41:1-57)

1. 바로의 두 꿈(41:1-8)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 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는 특별한 꿈을 꾼다. “흉하고 파리한 암소”와 “가늘과 마른 이삭”의 꿈이다(1~7절). 바로는 이 일로 매우 번민하며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점술과와 현인들을 동원한다. 중복되는 꿈의 현상은 길가메시 서사시나 마리의 예언 문서 등 고대 근동 문헌에도 나타난다. 고대 왕들은 꿈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기에 그 해석은 매우 중요했다. 사실 바로의 꿈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해몽가들은 바로에게 불길한 징조를 확신있게 하기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2.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다(41:9-13)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문제가 더욱 중차대해 져가는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으로 소개하며 그의 해몽이 증명되었음을 말한다. 관원장이 정말로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 기회를 주려는 마음으로 그를 왕에게 소개한 것인지, 혹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 청년”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요셉을 극적으로 들어 쓰신다.

3.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오다(41:14-16)

애굽의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는 종의 신분인 한 히브리 청년을 믿어 보기로 한다. 요셉은 옥에서 놓여 왕 앞에 나아간다. 요셉은 바로의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확신(cf. 40:8)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샬롬]”을 대답하실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16절). 모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하기 두려워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몽이 평안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바로의 꿈이 평안을 말하지는 않지만, 해몽을 통한 국난극복의 방법은 결국 바로와 애굽에 평안을 주고 번영케 하는 대답이었다.

4. 바로가 그의 꿈을 이야기하다(41:17-24)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상세히 설명한다. 대부분 40장 1~7절의 반복이지만 새로운 정보(19b, 21절)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한다.

5.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41:25-32)

요셉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시려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한다(32절).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엘로힘’ 즉 정관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으로 부른다(25절). 요셉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에 반하여 바로는 정관사 없이 ‘엘로힘’이라고 언급한다.

두 번의 일곱 소와 두 번의 일곱 이삭은 각각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한다. 요셉은 흉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30~31절). 바로는 이 흉년의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 이집트 문헌(BC 2세기 말 프톨레마이오스 시기)은 7년의 흉년이 있었다는 전승을 포함한다. 그외 여러 고대 문헌은 이집트의 7년 흉년에 대해 언급한다(해밀턴 주석을 참고할 것).

6.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조언(41:33-36)

요셉은 앞으로 일어나 일의 국가적 중대성을 강조한 후 바로에게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아 일곱 해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 7년의 풍년 기간동안 애굽 모든 곡물의 오분의 일을 저장하여 이어지는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지혜로운”[하캄] 지도자가 될 것인가? 바로은 이미 애굽의 모든 “지혜로운”[하카밈] 자들을 불러 모았지만(8절) 그들로부터 현명한 조언을 듣지 못했다. 이제 바로는 애굽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결단해야 한다.

7. 요셉이 총리가 되다(41:37-46)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는 요셉이 한 말에 대해 좋게 여겼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38절)이라고 인정하며 요셉과 같은 “지혜있는”[하캄] 자가 없다고 말한다(39절, cf. 단 5:14).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 위에” 세우며 공식적인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한다(42-43절). 요셉은 애굽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으며 오직 자신이 높은 것은 왕좌 뿐이라고 말한다(40, 44절, cf. 해밀턴은 요셉이 ‘바로의 집 위에 있다’는 표현은 그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왕의 저장고 감독으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해설자는 요셉이 총리가 되던 때의 나이가 30세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만에(37:2)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8. 풍년과 흉년(41:47-57)

본문은 요셉의 꿈 해몽이 실제로 일어나며 요셉의 조언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에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애굽은 자국의 재난을 피했을 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57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다.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에 두 명의 아들을 낳는다. 아들들의 히브리 이름은 요셉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51절).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52절).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기 시작할 때 요셉은 저장고를 열어 곡식을 팔기 시작한다. 그리고 각국으로부터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나아온다.




F.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다(42:1-38)

1. 야곱이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다(42:1-5)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야곱은 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한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다. “한때 요셉을 향했던 야곱의 마음이 이제 베냐민을 향한다. 야곱은 열 아들의 생명보다는 베냐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을 더 걱정한다”(해밀턴).

2. 요셉과의 첫 대면(42:6-17)

6절은 요셉을 강조하며 그가 총리(통치자, [하샬리트]), “양식을 배분하는 자”[하마슈비르]을 였다고 말한다. 형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앞에 절한다. 드디어 요셉은 꿈은 부분적으로 현실이 되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엄한(거친) 소리로 그들을 추궁하며 정탐꾼으로 몰아간다.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형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해설자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지적한다(9절a).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탐꾼의 협의를 씌우며(9, 12, 14절)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형제중 한 명이 가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16절). 요셉의 시험은 분명히 베냐민을 보기 위한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는 베냐민만 데리고 이집트에서 살고 싶었던 것일까?(cf. 44:17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성경독자는 해설자자 말해주지 않는 한 요셉의 마음에 대해 어떤 것도 추측을 넘어 확증할 수 없다.

3. 형들이 떠나고 시므온이 남다(42:18-26)

요셉은 형들을 삼일 동안 옥에 가둔 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하라고 한다. 감옥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일까? 형제들은 자신들이 20년 전 요셉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21-22절).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요셉이 의도했던 것일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몰래 운다(24절).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선택하여 결박하고 자신의 말대로 형들에게 결백을 증명하도록 한다. 형들은 결국 시므온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을 걱정때문에 베냐민과 함께 되돌아 오게 될 것이다.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각각 돈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명령한다(25절).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 배려의 행동이었는지 덫을 놓는 것인지 독자는 추측만 할 뿐이다. 어쩌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다(Westermann). 스턴버그(Sternberg)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에게 요셉을 팔 때 자신들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높이 평가한 때를 떠올리게 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형제들은 기꺼이 돈을 받고 시므온을 무시할 것인가?

4. 아들들이 야곱에게 돌아가다(42:27-38)

9명의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형제의 자루에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혼이 나서(cf.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나갔다) 떨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28절)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이 일은 불길한 징조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신다고 생각했다.

해밀턴은 형들이 야곱에게 상황을 보고 할 때(30~34절)그들의 말 속에 사건을 축소 내지 완화 혹은 변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세하게 지적한다(cf. 6~22절).

이번에 형제들은 각자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두 두려워한다. 야곱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시므온 뿐 아니라 베냐민을 잃을 것을 걱정하며 아들들을 비난한다. 르우벤의 간곡한 제안(“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37절)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내 아들”) 보내기를 완강하게 거절한다.




G.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다(43:1-34)

1. 아버지와 아들의 불화(43:1-10)

시간이 지나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지만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야곱이 아끼는 아들을 내놓지 않는 한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한다.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영원히 아버지께 죄 지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다(9절). 유다의 제안은 르우벤과는 다르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삼았지만(42:37) 유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다.

2. 베냐민이 떠나도록 이스라엘이 허락하다(43:11-14)

야곱은 결국 유다의 설득에 수긍한다. 대신에 그는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한다(11~12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결단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과 흡사할 것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마지막 남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는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14절). “이는 단념하는 진술이며, 기꺼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엘 샤다이가 베냐민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다도 ‘그 사람’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해밀턴, 657).

3.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오다(43:15-25)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하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이러한 호의의 제스처에 형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결박하여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18절). 형들은 서둘러 청지기에게 돈 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며 결백을 주장하려 하지만 청지기는 그 돈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안심시킨다(23절). 긴장되던 분위기는 점점 완화된다. 시므온은 감옥에서 나와 그들과 합류하고 그들은 모두 요셉의 손님으로 대우받는다.

4.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다(43:26-34)

요셉의 집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형들은 요셉이 오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 꿈에서처럼(37:7)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곧 이어 베냐민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축복한다(cf. 요셉은 베냐민을 “내 아들아”라고 부른다). 해설자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울었다고 말한다(30절). 요셉은 이복 형들을 볼 때에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친동생을 보았을 때는 사랑의 감정을 깊이 느꼈다. 그럼에도 아직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요셉은 아직도 무엇을 더 계획하고 있을까?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직접 건네 주며 호의를 보인다. 그리고 형들도 총리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풀렸다. 43절 후반부를 직역하면 “그들이 마셨고 그(요셉)와 함께 취했다”이다. 식사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여전히 반전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H. 베냐민: 도둑?(44:1-34)

1.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다(44:1-5)

다음날 아침 형제들이 고향으로 출발할 때만해도 그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이집트의 총리와 만찬을 했고 좋은 대접을 받은 후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에게 누명 씌울 준비를 하였고, 곧이어 추격자들을 보내어 형들을 따라잡아 그들의 혐의를 추궁하게 한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계획하고 지시하였다.

5절의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은 물에 기름을 붓거나 용기에서 액체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 점을 보는 데 사용되는 잔을 가리킨다. 요셉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했던 형들로서는 요셉의 잔을 훔쳤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2.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하다(44:6-17)

형들은 청지기의 부인하고 맹세하며 반박한다. 이전에 자루에서 발견되 돈도 다시 가져온 형들 입장에서 더 위험한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다(8절). 결백을 증명하고자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공동책임을 지고 모두 바로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청지기는 “요셉의 계획대로”(cf. 17절)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겠다고 말한다(10절). 결국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고 형들은 모두 자진하여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간다.

요셉은 아직까지 형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베냐민만 데리고 있으려는 계획이 형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틀어졌던 것일까? 요셉의 추궁에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다”(16절)고 말하며 형제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표현은 형제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신념을 포함한다. 유다와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찔림을 받았고(42:21) 이제 그 벌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3.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호소하다(44:18-34)

이 단락 전체는 유다의 호소 내용이며 창세기에서 가장 긴 발언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향한 늙은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한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말년에 큰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22, 30-31절). 결정적으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말한다.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변화가 분명히 유다에게서 일어났다... 한때 무정하게 시기심과 분노에서 요셉을 낯선 사람에게 팔려고 했던 자가 이제 나머지 형제들과 특히 베냐민이 자유롭게 돼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다시 합류하게 하고자 기꺼이 요셉의 노예가 되려한다.”(해밀턴, 686)




I.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내다(45:1-28)

1.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45:1-8)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이전에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며 몰래 숨어서 울었다(42:24, 43:30).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요셉은 모든 신하들을 나가게 한 후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서 밝힌다. 형들은 요셉을 말을 믿지 못한다(3절). 그러나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형들의 비밀(요셉을 판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는 일-7절),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는 말을 한 후에야 형들은 현실을 직시한다(15절).

요셉은 놀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근심하지 말고 “자책하거나 벌하지” 말라고 말한다(5절). 요셉은 단지 형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느끼고 확신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형들에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당신들을 위해 이 땅에 ‘남은 자’로 지키고 다신들을 위해 ‘생존자’로 보존하려고-해밀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7-8절).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때에 이집트를 통해 온 땅을 구원하시지만,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고백한다.

8절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라는 표현은 요셉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에 의해 왕에게 아버지가 되는 관계로 선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표상이었다(해밀턴, cf. 사 22:21).

2. 요셉이 야곱에게 전하는 메시지(45:9-15)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내 아버지”께로 가서 아직 다섯 해가 남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한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과 재산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애굽 전국의 주”인 요셉이 친히 봉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킨 후 자기 아우 베냐민을 안고 마음껏 운다. 그제서야 형들도 요셉과 말하기 시작한다.

3. 바로가 요셉의 초대를 승인하다(45:16-20)

요셉의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으니(2절), 당연히 바로도 곧 알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에 함께 기뻐했고 요셉이 원하고 추진하려는 모든 일을 흔쾌히 승락했다. 사실 바로는 요셉이 말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말한다.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18절).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19절).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20절).

4. 형제들이 야곱에게 돌아가다(45:21-28)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셉은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은 삼백과 옷 다섯 벌, 수나귀 열 필과 애굽의 특산품)을 제공한다. 형들에게는 특별히 길에서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한다(24절, cf. 42:22).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살아있음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전했을 때 처음에 야곱은 믿지 못했다(26절). 그러나 아들들이 요셉이 전한 모든 말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믿게 되었으며 곧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보기 원한다. 야곱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 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으로, 곧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이름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대가 있다”(해밀턴).




J.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다(46:1-34)

1.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향하다(46:1-7)

야곱은 요셉을 보러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브엘세바(가나안 땅 최남단 국경도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장소다(26:23-25). “야곱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발언을 앞선다는 것은 중요하다. 예배 행위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감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해밀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하고 부르신다. 해밀턴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주어진 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될 때는 야곱이 “초조하고 염려하며 고통을 겪을 때” 사용된다고 제안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야곱은 어쩌면 자신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반드시 다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4절). 물론 나중에 상징적으로 야곱의 유골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말이다(cf. 50:5-13).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한 사람에 제한된 것이 아닌 야곱의 후속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얻고 담대히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2. 야곱의 확대된 가족(46:8-27)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과 온 재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총 66명으로 명시된다(26절). 레아를 통해 얻은 자손은 엘과 오난을 제외하면 31명이다(8-15절). 실바와 빌하를 통해 얻은 자손은 각각 16명(16-18절), 7명(23-25절).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손은 14명이 언급되지만, 그중 요셉과 두 아들은 이미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70명은 야곱과 디나를 포함하여 2+31+16+7+14을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cf. 해밀턴은 자세하게 인원수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한편 이 숫자에는 며느리들과 종들의 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3. 야곱과 요셉이 만나다(46:28-34)

야곱은 이미 요셉을 만나는 일에 유다의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28절). 야곱은 먼저 고센에 도착하고 그후 요셉이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난다. 요셉과의 감격적인 만남은 야곱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30절). 그러나 실제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게 된다(47:28).

요셉은 이어 형들과 가족들에게 바로 왕 앞에서 할 말을 가르쳐준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도 정직하게 자신들의 직업(목축업)을 말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영토인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후 바로는 그들의 정착을 흔쾌히 인정한다(47:6).




K. 야곱과 바로가 지주가 되다(47:1-26)

1. 바로가 요셉의 다섯 형제를 만나다(47:1-6)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대표하여 몇 몇 형제들과 함께 바로 앞에 선다. 그는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이 모든 가축과 함께 고센 땅에 와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거주가 장기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말하는 것이다. 형제들은 요셉이 가르쳐 준대로 자신들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며 조상대대로 그래왔음을 강조한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도 목축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형들은 바로에게 적극적으로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형들의 대답과 제안은 바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바로는 흔쾌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더 나아가 왕의 재산(가축)을 관리하도록 맡긴다(6절). 바로의 긍정적인 대답은 모두 요셉의 덕택이라 할 수 있다(cf. 5절).

2. 바로가 야곱을 만나다(47:7-12)

요셉은 이번에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한다.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를 “축복한다”[바라크](7절). 이 축복은 간단히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단 2:4)와 같이 존경을 표하는 인사말같은 것일 수도 있다(10절에서 다시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은 이를 지지한다. cf. 룻 2:4, 왕하 10:15 “안부를 묻고”[바라크]), 야곱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장수를 축복했을 수 있다. 이는 8절에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해밀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해”라고 표현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다(9절). 10절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센(라암셋) 땅을 주는 자가 요셉임을 강조한다.

3. 요셉의 농경 계획(47:13-26)

해밀턴은 이 단락의 내용이 앞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제안한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요셉은 저장고의 곡식을 팔아 온 땅의 돈을 거두었다. 계속되는 기근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가축을 팔아 곡식을 사고(17절), 그 다음 해는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팔아 먹을 것을 산다(20절). 요셉은 애굽 백성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고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한다. 백성은 소산의 1/5을 바로에게 바쳐야 한다(24절). 요셉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다. 요셉은 토지법을 통해 오랜 기간의 기근에서 백성들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한 지혜로운 지도자이다. 백성들은 이러한 정책에 감사한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25절). 이러한 요셉의 업적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계 5:9)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예표한다.




L. 야곱이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다(47:27-48:22)

1. 요셉에게 하는 야곱의 마지막 요청(47:27-31)

27절의 “이스라엘 족속이 ...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표현은 4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하셨던 약속(“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이 성취되고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cf. 24:2-3)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킨다.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이 현재 고센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정착했을지라도 그곳이 영구적인 거주지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애굽은 일시적인 피난처다. “야곱은 자신의 부패한 유해로 대표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해밀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그의 신앙고백이다. 그는 침상 머리에서 예배하였다(31절).

2. 요셉이 병든 아버지를 방문하다(48:1-7)

요셉은 아버지의 상태를 듣자마자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방문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4절)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5절, cf. 여기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두 아들의 순서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부른다). 야곱의 선언과 이 후의 안수 축복은 두 아들을 합법적 상속자가 되게 했다. 후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각각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는 결국 요셉을 위한 것이다(cf. 22절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7절은 갑자기 라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장사에 대한 요셉의 맹세(47:30-31)를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

3.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48:8-22)

야곱은 나이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의도적으로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 손을, 그리고 장남 므낫세에게 왼 손을 얻어 축복한다(14절). “야곱은 시력을 잃고 있지만 통찰력은 잃지 않는다”(해밀턴, cf. 해밀턴은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 상속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장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야곱은 축복을 시작한다. 이 축복은 “요셉을 위한”(15절) 것이었다. 여기에는 야곱 자신의 신앙고백이 그대로 묻어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르시며 “모든 악[라으]에서” 건지신(구원하신) 분이시다.

요셉은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게 얻은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며(cf. 직역하면 “그것은 그의 눈에 악했다[라아으]”), 아버지를 교정하려고 한다. 요셉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야곱은 자신도 잘 안다면서 차남이 장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19절).




M. 야곱의 유언(49:1-33)

1. 르우벤(49:1-4)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한 명씩 축복하며(혹은 저주하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지파)의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 예언한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한 사건(35:22)을 지적받으며 그가 결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신탁은 후에 트란스요르단에 사는 르우벤 족속이 갓 지파에 병합되는 데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다(해밀턴).

2. 시므온과 레위(49:5-7)

시므온과 레위는 가장 노골적으로 저주를 받는다. 그들은 디나 사건(34장)에서 잔인함을 보였다. 무엇보다 그들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보복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야곱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어 흩어질 것이다. 이 예언은 장차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합병됨으로,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됨으로 성취된다.

3. 유다(49:8-12)

유다에 대한 예언은 요셉에 대한 것 다음으로 길다. 유다의 약점(37-38장)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부터 축복을 선언한다. 유다는 원수를 정복할 것이며(8-9절) 모든 형제들은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절할 것이다.

유다의 승리는 계속될 것인데 “실로가 오기까지” 이어질 것이다(10절). 이것은 유다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1인자의 자리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다. 10절의 “실로가 오기까지”(맛소라 본문)라는 구절은 여러 해석적 논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중 접근을 소개한다; (1) 지명인 “실로”를 유지함으로써 마소라 본문의 의미를 통하게 하려는 시도 (2) 고대 역본을 따라 “그의 것”으로 읽기 (3) NRSV처럼 ‘쉴로’를 ‘샤이 로’로 이해하여 “그에게 조공을”로 해석 (4) “실로”에서 지도자나 군주를 의미하는 셈어를 찾으려는 시도. 한편, 고든 웬함은 WBC에서 “찬사가 그에게 돌려 지지까지”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한다. 어떤 해석이 채택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규(왕권)를 가진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확실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하게 성취되었다.

“결국 이 언급은, 비록 야곱의 직계 가족들이라는 정황 속에서는 요셉이 복의 통로 역할을 했지만, 미래에는 유다가 땅의 열국에게 주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존 왈튼, NIV 적용주석, 973)

4. 스불론(49:13)

레아의 여섯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레아의 다섯째 아들 잇사갈 보다 앞서는 것은 흥미롭다(cf. 신 33:16).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해변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킨다. 또한 그 지파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하는데 “시돈”을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집합용어로 이해한다면 이 진술은 매우 적절하다(해밀턴).

5. 잇사갈(49:14-15)

잇사갈에 대한 예언은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라”는 표현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와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여호수아 16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가나안 족속이 ...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구약 어디에서도 잇사갈 지파가 종으로 섬겼다는 암시를 발견할 수 없다.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지파의 명단에 잇사갈은 없다(cf. 삿 1:27~33). 해밀턴은 “건장한 나귀”를 “일하는 노동자”로 번역하며 잇사갈 지파가 육체적인 큰 규모의 일을 맡게 되는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추정한다.

6. 단(49:16-18)

16절은 단 지파가 뒤늦게 한 지파로서 통치권을 갖게 됨을 표현하는 듯하다(cf. 삿 18장). 17절은 단을 뱀과 독사로 비유하며 자신의 크기에 비해 큰 동물과 그 탄 자를 이길 것을 예언한다. 18절은 야곱의 축복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부르며 그분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다.

7. 갓(49:19)

갓 지파는 요단 동쪽에 정착한 이후 끊임없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다. 이 예언은 갓 지파가 전쟁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8. 아셀(49:20)

아셀 지파는 비옥한 땅(갈릴리 산지의 서쪽 기슭)을 차지하며 번창한다. 20절은 농경의 풍요로움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게 된다(cf. 삿 1:32). 어쩌면 이 예언은 아셀이 가나안이나 페니키아 왕궁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는 경멸적인 표현일 수 있다.

9. 납달리(49:21)

21절은 히브리어 번역의 가능성에 따라 여러 해석으로 갈린다(cf. 해밀턴은 6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10. 요셉(49:22-26)

샘 곁의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상징한다(cf. 해밀턴은 ‘무성한 가지’를 ‘들나귀의 새끼’로 번역한다). 적대자도 있지만 요셉 지파는 그것을 능가한다. 그 이유는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24절).”

25절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농경의 복”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한다. 요셉은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나실]”(26절)로 묘사된다.

11. 베냐민(49:27)

27절은 “베냐민 지파가 약탈자가 되어 군대 공격에 참여하며 승리해서 전리품을” 파는 자로 묘사한다(해밀턴). 후대에 베냐민 지파는 “용감한 장사”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명성을 얻는다(대상 8:40, 12:2).

12. 야곱의 마지막 지시(49:28-33)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명한다. 야곱은 헷 사람에게서 산 그 땅을 회상하며 자신의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레아가 장사된 곳이라고 말한다. 야곱의 이 마지막 명령은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해설자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죽음이 아니라 재회를 강조한다”(해밀턴).




N. 야곱과 요셉의 죽음(50:1-26)

1.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다(50:1-6)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다. 죽은 자를 방부처리하는 일은 당시 종교적 의식이었다. “향을 처리하다”를 가리키는 이집트어 동사는 미라를 붕대로 감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한 이집트 문헌에는 파라오를 위한 애도 기간을 72일이라고 말한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 70일(아마도 향 처리하는 날을 포함하여)을 곡했다는 것(3절)은 특별한 국가적 애도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맹세(47:29-31)를 지키기 위해 가나안 땅에 올라가 그곳에서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바로는 기꺼이 허락한다.

2. 요셉이 가나안에 아버지를 장사하다(50:7-14)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는 행렬은 매우 큰 행렬이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동원된다. 병거와 기병이 동원된 화려한 귀향은 앞으로 400년 뒤에 일어난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예견한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그 무리는 다시 한 번 7일 동안 애곡한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러한 장관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표현한다. 다시 한 번 애굽을 구원한 요셉과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얼마나 대단했는 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야곱을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가나안의 땅이다.

3.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50:15-21)

야곱의 죽음 이후 이제 초점은 요셉의 형제들의 불안함에 맞춰진다.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한다. 그가 가진 권력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형제들을 최악의 상황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오래 전 자신들이 지은 죄는 지금까지도 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16-17절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한 아버지의 명령은 사실이었을까? 확인할 길은 없다. 어쨌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한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19절)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 대해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계획했다고 말한다(20절). 이것은 요셉의 신앙고백이며 이미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역경을 통해 “많은 백성을 살리셨다.” “많은 백성”은 야곱의 자손들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기근에 시달렸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한다.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형들은 단지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줄 것을 기대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준다.

4. 요셉의 죽음(50:22-26)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다. 많은 이집트 문헌은 110년을 이상적인 수명으로 인용한다. 해밀턴은 요셉의 나이에 대한 게비르츠의 분석(110=1 ⤫ 52 ⤫62 ⤫72)을 따르며 요셉이 상징적으로 족장의 계보를 잇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대 카발라(중세에 번성했던 유대교의 신비적 가르침과 유대 신비주의)의 뿌리와 게마트리아(gematria, 문자의 숫자 가치에 따라 단어들을 설명하는 한 형태)가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한다.

요셉은 증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았다. 이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았다는 상징적 표현이다(cf. 시 128:6, 잠 17:6). 므낫세의 손자들이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는 구절(23절)은 직역하면 “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났다”이고 이는 요셉이 증손자들을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입양했다는 뜻이다(cf. 30:3, 48:12, 룻 4:16-17).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24절) 그때 자신의 뼈를 메고 올라갈 것을 맹세하게 한다. 요셉의 요청은 아버지 야곱의 요청과 비슷하다(49:29~32). “야곱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이 공통된 점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점으로, 곧 하나님이 현재의 상황을 넘어 자기 백성을 위한 미래를 갖고 있다는 깊은 확신이다”(해밀턴, cf. 히 11:21~22).









출애굽기

성경 해설


출애굽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창세기의 언약 약속이 한 가족의 구원에서 한 백성의 형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과 성막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는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언약, 예배와 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역사적 내러티브이자 율법서다. 책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시작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끝난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구절의 말에서 이 책을 ‘베엘레 쉐모트’, 곧 ‘그리고 이 이름들은’이라고 부르며 창세기와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명칭 ‘엑소도스’는 ‘나감’ 또는 ‘탈출’을 뜻하고, 여기에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나 책의 범위는 애굽을 떠나는 1–18장에 머물지 않고, 시내산 언약과 성막 완성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은 백성을 압제에서 ‘이끌어 내어’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19:4; 29:45-46).




3. 저자와 기록 연대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이자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이며,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여정을 기록했다고 거듭 증언한다(17:14; 24:4; 34:27; 민 33:2). 구약과 신약도 출애굽기의 율법을 모세와 연결한다(수 8:31; 막 7:10; 12:26). 책에 삼인칭 서술이나 후대 독자를 위한 지명 설명과 같은 흔적이 있더라도, 이는 모세의 실질적 저작 권위와 광야 세대라는 기본 배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 시대의 서로 충돌하는 문서들을 후대 편집자가 조합했다는 비평적 가설은 본문의 통일된 구원·언약·임재의 흐름과 성경 자체의 증언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핵심 기록은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광야 공동체에 뿌리를 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강제 노동과 남자 아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2:23-25). 첫 독자인 광야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라는 옛 정체성을 벗고 여호와의 소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19:4-6). 출애굽기의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는지, 구속받은 공동체가 말씀과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임재를 누릴지를 가르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더글러스 K. 스튜어트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2:25은 애굽의 압제와 구원자로 준비되는 모세, 3:1–11:10은 모세의 부르심과 바로를 향한 재앙, 12:1–13:16은 유월절과 출애굽, 13:17–19:25은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다룬다. 20:1–31:18은 십계명과 언약법,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지시를 제시한다. 32:1–34:35은 금송아지 반역과 모세의 중보, 언약의 갱신을 기록하며, 35:1–40:38은 백성이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지는 장면으로 마친다. 이 흐름은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을 맺고, 죄 가운데서 중보와 용서를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는 데 이른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내가 될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성취하신다(3:14-15). 그분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며 내려와 구원하시고,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의 신들 위에 있는 주권을 드러내신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책임과 하나님이 그를 심판 가운데 완악하게 하신 주권을 함께 말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다른 쪽을 지워서는 안 된다(8:15, 32; 9:12; 더글러스 K. 스튜어트, 『출애굽기』).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이미 구속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생활 방식이다(20:2). 십계명과 언약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배와 공의, 생명과 재산, 약자 보호를 함께 다룬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되 자신이 정하신 중보와 속죄와 예배의 길을 통해 가까이 오심을 보여 준다. 금송아지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도 우상숭배로 언약을 깨뜨릴 수 있음을 드러내지만,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로 언약이 갱신되고 임재가 지속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적 구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소유에서 빼내 자기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 열방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과 통치를 나타내게 하신다(6:6-8; 19:4-6). 유월절의 피, 바다를 통과한 구원, 시내산 언약, 성막의 임재는 이후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기본 문법이 된다. 선지자들은 포로에서의 회복을 새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성막은 에덴의 잃어버린 임재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며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희생되신 참된 어린양으로서 심판받아야 할 자기 백성을 피로 구속하신다(고전 5:7; 벧전 1:18-19). 그는 모세보다 크신 선지자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며,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셨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으로 제시한다(요 1:14; 2:19-21). 그러므로 출애굽의 복음은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다만 재앙·기구·재료의 모든 세부에 임의의 기독론적 상징을 붙이지 말고 신약과 정경이 분명히 이어 주는 선을 따라야 한다.




9. 읽는 방법

출애굽기를 현대의 정치적 해방 선언으로만 축소하거나, 반대로 역사와 사회적 억압을 지운 채 개인 영혼의 비유로만 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 압제를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목표는 인간의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적 자유다. 십계명과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은혜로 구속된 백성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규정한다. 오늘 적용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의법, 이스라엘의 시민법적 형식,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 원리를 구분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이웃 사랑이라는 통일성을 보아야 한다.

재앙과 바다 사건을 자연 현상으로만 환원하거나 설화로 돌리지 말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압제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로 읽어야 한다. 동시에 그 사건을 오늘의 신자가 임의로 모방할 폭력의 허가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막의 치수와 색과 기구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숨은 뜻을 붙이기보다, 거룩·속죄·중보·임재라는 본문의 중심을 따라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원망과 금송아지를 타인의 실패로만 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만들려는 모든 시대 언약 공동체의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 주제: 출애굽의 연대와 역사성>

출애굽 연대에는 대표적으로 두 견해가 있다. 열왕기상 6:1의 ‘출애굽 후 사백팔십 년’과 사사기 11:26의 기간을 통상적인 연대 자료로 받아 주전 1446년경을 제시하는 이른 연대 견해가 있으며, 출애굽기 1:11의 라암셋 지명과 애굽의 제19왕조 및 고고학적 자료를 연결하여 주전 13세기를 제시하는 늦은 연대 견해가 있다(더글러스 K. 스튜어트는 이른 연대를 지지한다). 라암셋이라는 명칭이 후대 독자를 위한 지명 갱신일 가능성과 성경의 수가 가진 기능, 애굽 연대기의 재구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제한된 자료 이상으로 세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연대 논쟁과 별개로 성경은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예배·율법·언약 정체성이 뿌리내린 실제 구원 사건으로 일관되게 기억한다(출 12:26-27; 신 5:6, 15; 26:5-9). 애굽 문헌이나 시내 광야의 고고학 자료가 성경의 모든 세부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후대의 민족 창건 신화로 바꾸는 것은 성경 자체의 증언을 훼손한다. 반대로 불확실한 유물이나 지명을 출애굽의 결정적 증거라고 과장해서도 안 된다. 확실한 고백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며, 정확한 바로의 이름과 연대는 그 고백보다 낮은 차원의 열린 문제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출애굽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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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애굽의 압제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 (1:1–2:25)


1A. 압제 속에서 준비되는 구원 (1:1–2:25)

1A.1 창세기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족 (1:1–6)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첫 문구는 창세기 46:8을 이어받으며, 출애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다음 단계임을 밝힌다. Stuart는 1–2장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를 연결하는 전환적 서론으로 보고, 그 첫 기능을 족보를 통한 연결에서 찾는다(Stuart, Exodus 1:1–6).

야곱의 가족은 칠십 명이었다(1:5; 창 46:27). 사도행전 7:14에는 스데반이 칠십오 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차이는 히브리어 본문이 야곱에게서 직접 나온 가족을 중심으로 계산한 데 비해, 고대 그리스어역이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후손들을 더 포함한 데서 생긴다. 어느 쪽도 출애굽기의 강조를 바꾸지 않는다. 작은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다.

6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한다. 창세기의 인물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위대한 조상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

1A.2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됨 (1:7–14)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표현에는 창조 때 주신 복과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어가 겹쳐 있다(1:7; 창 1:28; 17:2; 35:11).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중단되지 않았다. 창세기 15:13–16에서 예고된 타국 생활과 고난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도 성취되고 있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 번성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국가의 위협으로 해석했다(1:8–10).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만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베푼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고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학대가 심할수록 백성은 더 번성했다(1:12). 사람이 악을 계획하여 하나님의 복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은 그 악 속에서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창 50:20).

본문은 노동 자체를 악하게 말하지 않는다. 창조 때부터 노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한 사명이었다(창 2:15). 여기서 악한 것은 사람을 소유물로 삼아 가혹하게 부리고,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압제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영적인 위로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역사 속의 종살이와 폭력에서 백성을 건져 내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1A.3 바로의 학살 명령 (1:15–22)

바로의 정책은 강제 노동에서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본문은 강대한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부한 두 산파 십브라와 부아의 이름은 기억한다.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국의 명령보다 더 큰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1:17, 21).

산파들이 바로에게 한 말이 전적으로 사실이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본문은 그들의 말 자체를 일반적인 거짓말의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들을 살렸다는 사실이다.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중심은 목적을 위해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는 데 있지 않고, 인간 권력이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파괴하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에 있다(행 5:29).

바로는 마침내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다(1:22). 그러나 그가 죽음의 도구로 선택한 물은 모세가 보존되는 장소가 되고, 훗날 애굽 군대가 심판받는 장소가 된다.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바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1A.4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섭리 (2:1–10)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 아래서 태어난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긴다. 어머니가 만든 ‘갈대 상자’에 사용된 히브리어 테바는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와 이곳에만 쓰인다(창 6:14). 작은 상자는 심판의 물에서 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가 된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이 물을 지나 구원받을 일을 미리 보여 준다.

이 단락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면을 이끈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생명을 보존한다. 특히 바로의 딸은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 살려 준다(2:6). 그 결과 모세의 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돌보면서 삯까지 받고, 모세는 장차 맞설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된다. 바로의 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 냄’이라는 설명과 연결된다(2:10). 두 언어의 배경을 함께 지닌 이름은 그의 삶을 잘 보여 준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훗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낼 사람이 된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는 모세가 본래부터 위대한 인물이어서 살아남았다는 데 있지 않다. 구원자를 먼저 구원하고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1A.5 모세의 도피와 미디안 생활 (2:11–22)

성인이 된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맞는 히브리인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다. 히브리서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평가한다(히 11:24–26). 사도행전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형제들을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행 7:23–29). 그러나 이 말들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모세는 압제받는 형제의 편에 섰지만,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법을 따라 구원자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한 히브리인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묻는다(2:14). 이 거절은 모세가 애굽의 권력도, 이스라엘의 신뢰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시작할 수 없었고 미디안으로 도망해야 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구원자는 먼저 자신의 힘과 지위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배우게 된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목자들에게 쫓기던 여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 떼에 물을 먹인다. 앞에서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기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는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며 자신이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고 고백한다(2:22). 궁전에서 자란 모세가 광야의 목자가 된 긴 시간은 실패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장차 백성을 이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

1A.6 이스라엘의 탄식과 하나님의 돌보심 (2:23–25)

바로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종살이는 끝나지 않았다. 한 통치자의 교체만으로 억압의 질서가 바뀌지 않았고, 백성은 계속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본문은 그들이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신음도 하나님께 올라갔다(2:23).

24–25절은 하나님의 행동을 네 표현으로 압축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동안 약속을 잊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언약에 따라 행동하실 때가 되었음을 나타낸다(창 8:1; 19:29).

출애굽의 출발점은 모세의 결단이나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이다.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이름도 구원의 방식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돌보심의 연속이다(3:7–12). 고난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거나 약속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다.






II.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도전 (3:1–7:7)


2A.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 (3:1–4:18)

2A.1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심 (3:1–12)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 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호렙은 신명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며 시내산과 같은 산 또는 같은 산악 지역을 가리킨다. 한때 애굽의 궁정에 있던 모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지만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3:2). 본문은 이 현상을 자연적으로 설명하도록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불은 이후의 불기둥과 시내산의 불, 성막을 채우는 영광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낸다(13:21–22; 19:18; 40:38). 떨기나무 자체가 본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졌다. 모세가 신을 벗어야 했던 이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뒤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다(3:2, 4).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본문만으로 그를 곧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중심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데 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3:6).

하나님은 앞 단락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여 자신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3:7; 2:23–25).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고 선언하신다(3:8). 출애굽의 주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다. 모세는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다.

모세의 첫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이었다(3:11). 과거에는 자신이 형제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로 앞에 설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행 7:25). 하나님은 모세의 장점을 열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답하신다(3:12). 부르심의 근거는 부름받은 사람의 자신감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는 약속은 모세가 사명을 마친 뒤 확인할 표징이다. 믿음은 모든 증거를 미리 가진 뒤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

2A.2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심 (3:13–15)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애굽과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환경에서는 수많은 신의 이름이 사용되었고, 족장 시대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같은 여러 칭호가 알려져 있었다(창 14:18–22; 16:13; 17:1).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위로인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증표가 되며,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구별하게 한다(Stuart, Exodus 3:13–15).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답하신다.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전통적으로 “나는 내가 있는 자다”라고 번역되며, “나는 내가 될 자로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같은 동사 에흐예가 앞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3:12)에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며,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낸다.

Stuart는 여기에 창조주로서의 의미도 강하게 포함된다고 본다. 그는 이 동사를 사역형의 의미로 읽어 “나는 존재하게 한다. 내가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여호와는 단지 ‘존재하는 분’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시는 창조주이며, 창조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면서 실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전통적인 “나는 있다”와 Stuart가 강조하는 “나는 존재하게 한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Stuart 자신도 이 구절이 두 의미를 함께 요약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Stuart, Exodus 3:14).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일인칭 형태가 사용되고, 15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삼인칭 형태 ‘여호와’가 제시된다. Stuart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알려진 사건이라기보다 ‘다시 계시된’ 사건으로 이해한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사용했지만(창 12:8; 26:25; 28:16), 애굽에서 여러 세대가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 이름과 바른 예배에 대한 지식을 상당 부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이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다가 3장에서 이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이러한 재계시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본다(Stuart, Exodus 3:14).

이어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다(3:15). 모세는 새로운 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다. 여호와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씀하신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는 …이다”라는 선언도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배경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결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본문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2A.3 사명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심 (3:16–22)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오셨으며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해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전하게 하신다(3:16–17).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는 말씀은 2:25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제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으로 나타남을 뜻한다. 출애굽은 갑자기 시작된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다(창 15:13–16).

모세와 장로들은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3:18). 이것을 애굽을 완전히 떠날 계획을 숨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최초의 요구다. 바로가 이 제한된 요구조차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맞서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후의 대결은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며 그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를 밝힌다.

하나님은 바로가 강한 손에 몰리기 전에는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신다(3:19). 그러므로 이어질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여 뒤늦게 선택한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펴서 애굽을 치시고 백성을 이끌어 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과 의복을 받는 것도 절도나 개인적인 탐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3:21–22). 애굽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이것은 오랜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과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이 받는 전리품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창 15:14; 신 15:13–15). 바로 아래서 빈손으로 일했던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2A.4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 (4:1–9)

모세의 세 번째 반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3:18), 모세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세 가지 표적을 주신다. 표적의 목적은 모세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확증하는 데 있다(4:5).

첫째 표적에서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다. 뱀은 애굽 왕권과 연결된 상징이었으므로 이 표적이 바로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징만을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모세가 두려워 도망한 것을 다시 손에 잡게 하신 장면은 그가 사용할 능력이 지팡이 자체나 자신의 담대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표적은 모세의 손에 심한 피부병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정확한 의학 명칭이 아니라 여러 심각한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질병과 회복 위에도 주권을 가지신다. 셋째 표적은 나일강 물을 땅에 부을 때 피가 되는 것으로, 첫째 재앙을 미리 보여 준다. 애굽의 생명과 번영의 근원으로 여겨진 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표적은 말씀을 섬기지만 믿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같은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믿지만(4:30–31),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다.

2A.5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확증 (4:10–18)

모세의 네 번째 반론은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과 혀가 둔하다는 것이다(4:10). 이것이 특정한 언어 장애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애굽 궁정의 말에 익숙하지 않았거나, 긴 광야 생활 후 공개적으로 말할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다. 사도행전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고 평가한다(행 7:22). 그러므로 문제의 중심은 정확한 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지 않고,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사명을 피할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물으시며 자신이 창조주임을 선언하신다(4:11). 말하는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모든 장애가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좌절되지 않으며, 모세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신다(4:12). 3:14의 “내가 있다”는 약속이 이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는 구체적인 도움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에 모세는 더 이상 이유를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4:13). 앞선 질문들 속에 있던 두려움이 결국 순종하기 싫은 마음으로 드러나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 주신다.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야 한다(4:15–16). 이것은 모세의 소명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보완하면서도 책임은 그대로 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반론에 자신의 약속으로 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이 표적들을 보이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 부르심의 핵심은 모세가 자신을 믿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 마침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허락을 구한다(4:18). 그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설득 속에서 첫 순종을 시작한다.




2B.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 (4:19–6:27)

2B.1 불안한 출발과 백성의 첫 반응 (4:19–31)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찾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알려 주시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다(4:19). 모세는 가족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데리고 길을 떠난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할 표적뿐 아니라 바로의 완악한 반응도 미리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모세의 사역이 실패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의 저항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은 바로가 필요한 만큼 저항하게 두시고 자신이 정한 때에 굴복시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실 것이다(4:21; 3:19–20).

재앙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이 함께 나온다. Stuart는 이를 서로 다른 단계로 엄격하게 나누기보다 같은 완고함을 다양하게 서술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바로가 먼저 자신을 완악하게 한 뒤에야 하나님이 관여하셨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바로는 이미 이스라엘을 억압한 죄인이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므로 책임 없는 희생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은 이 이야기 안에서 바로의 저항을 정하신 때까지 붙드시고, 애굽과 그 신들 위에 있는 여호와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다. 이 본문 하나만으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죄 많은 통치자의 저항까지 다스리시면서도 바로에게 실제 책임을 물으신다는 두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한다(Stuart, Exodus 4:21,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다(4:22).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본래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뜻이다.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붙들고 섬기지 못하게 하면 애굽의 장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4:23).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기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Stuart, Exodus 4:22–23).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시고,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라고 말한 사건은 성경에서도 매우 난해한 본문이다(4:24–26). 대명사 ‘그’가 모세를 가리키는지 아들을 가리키는지, ‘피 남편’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세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Stuart는 히브리어 본문에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25절이 그 대상을 십보라의 아들로 밝힌다고 보아,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을 모세가 아니라 그의 장자 게르솜으로 해석한다. 앞 절의 바로 장자에 대한 경고가 곧바로 모세의 장자가 죽을 위험에 놓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tuart, Exodus 4:24–26).

Stuart는 흔히 “피 남편”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표현을 반드시 남편인 모세에게 한 말로 보지 않는다. 여기 사용된 말은 ‘남편’뿐 아니라 친족을 뜻할 수 있으므로, 십보라가 게르솜에게 “너는 나의 피붙이다”라는 뜻의 할례 의식어를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발’은 성기를 완곡하게 가리키는 표현이며, 십보라가 잘라 낸 포피를 게르솜에게 대어 긴급히 행한 할례를 공식적인 언약 행위로 확증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은 Stuart가 제시하는 유력한 해석이지, 짧은 본문이 모든 세부를 명시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견해의 가능성은 남겨 두어야 한다(Stuart, Exodus 4:25–26).

분명한 중심은 모세가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 언약의 요구에 맞게 할례하지 않았고, 십보라가 이를 시행하자 죽음의 위기가 지나갔다는 사실이다(창 17:9–14).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끊어 버리겠다’는 경고가 게르솜에게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십보라가 바르게 행동할 기회를 주시고 그 행동을 받아들이셨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이끌 지도자가 자기 가정의 언약적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바로의 불순종만 아니라 자신이 부르신 종의 불순종도 엄중하게 다루시면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 모세의 가족이 사명에 계속 참여하게 하셨다(Stuart, Exodus 4:24–26).

이 사건이 장자에 대한 경고 바로 뒤에 놓인 점을 생각하면, 장자의 죽음과 피를 통한 보존이라는 주제가 앞으로의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tuart의 주해에서도 직접적인 중심은 게르솜의 할례와 언약적 책임이다. 따라서 이 짧고 어려운 사건의 모든 세부를 유월절이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표적을 보인다(4:27–30).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한다(4:31). 이것은 기쁜 출발이지만 아직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자 같은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처음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과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같지 않다(Stuart, Exodus 4:29–31).

2B.2 바로와의 첫 대면과 더 심해진 압제 (5:1–14)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5:1).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대답한다(5:2).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도전이다. 이후의 표적과 재앙은 바로와 애굽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7:5; 9:14–16).

본문에는 ‘섬기다’와 ‘노동하다’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반복된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노예로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 자신을 섬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대결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왕권과 예배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는 요청은 노동을 피하려는 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요구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게으른 사람들의 말로 몰아붙이고, 벽돌 수량은 줄이지 않으면서 짚은 직접 구하게 한다(5:7–9). 이 명령은 노동량을 늘리는 정도를 넘어 애초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을 강요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감독들을 때리는 잔혹한 압제였다(5:14).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한 직후 백성의 형편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셔야 함을 보여 주는 과정이었다.

2B.3 이스라엘 감독들의 항의 (5:15–21)

이스라엘 감독들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부르며 부당한 처우를 호소한다(5:15–16).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게으르다고 거듭 비난할 뿐 명령을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말씀보다, 당장 생사여탈권을 쥔 바로의 권력을 더 크게 느꼈다.

감독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원망한다(5:21). 4장 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경배했던 백성이 고난이 심해지자 구원의 사자들을 재앙의 원인으로 여긴 것이다. 그들의 두려움은 가혹한 폭력 아래 있던 사람들의 절박함에서 나왔으므로 가볍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바로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반응이 옳았던 것도 아니다. 고난이 즉시 줄어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형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2B.4 모세의 탄식과 하나님의 언약 확증 (5:22–6:12)

모세도 백성의 원망 앞에서 흔들렸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묻고, 자신이 바로에게 말한 뒤부터 학대가 심해졌는데도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탄식한다(5:22–23). 모세의 말에는 조급함과 오해가 섞여 있지만, 그는 사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돌아갔다. 성경의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없는 것처럼 꾸미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논쟁적인 설명보다 자신의 행동을 약속하심으로 답하신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고 하시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라고 선언하신다(6:1). 모세가 본 것은 실패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권능이 드러날 출발점으로 말씀하셨다.

6장 2–8절에는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과 “내가” 행하겠다는 약속이 반복된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종살이에서 건지며, 편 팔과 큰 심판으로 속량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다. 또한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다(6:6–8). 출애굽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힘이나 모세의 설득력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치르거나 가까운 친족의 책임을 다하여 억압에서 되찾는다는 뜻을 담는다. 여호와께서 억눌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되찾으시는 구속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족장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6:3). 창세기에는 족장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여호와를 예배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이다(창 12:8; 26:25; 28:16). 앞서 3:14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계시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Stuart, Exodus 3:14).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름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족장들이 약속으로 알았던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의 능력과 언약의 성취를 통해 더 충만하게 알게 될 것이다(6:7).

그러나 백성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못했다(6:9). 문자적으로는 숨이나 영이 짧아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랜 압제가 그들의 소망과 들을 힘까지 빼앗았음을 보여 준다. 이것을 단순한 고집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상처 입어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잃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보다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을 계속 이루신다.

모세 역시 백성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느냐며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다시 호소한다(6:12).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뜻이다. 이는 실제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부적합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강한 자기 표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뒤에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 부족함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버리거나 그의 약점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함께 사명을 다시 맡기신다(6:13).

2B.5 모세와 아론의 족보 (6:13–27)

이야기의 긴장이 높아지는 자리에서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것은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레위 자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출애굽은 전설 속의 이름 없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과 가족과 후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언약의 역사다.

족보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을 짧게 언급한 뒤 셋째 레위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한다(6:14–25). 따라서 열두 지파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하려는 완전한 족보가 아니다. 레위에게 이르고,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및 제사장 계열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선택적인 족보다. 고라와 나답과 아비후처럼 훗날 심각한 죄와 심판에 관계될 인물들의 가문도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문은 흠 없는 가문이 아니라 은혜와 책임 아래 놓인 실제사람들의 가문이다.

26–27절은 족보의 결론에서 “그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며, 바로에게 말한 사람들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강조한다(6:26–27). 앞에서는 아론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는 모세를 먼저 말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받은 사명을 확인한다. 동시에 말씀을 받는 모세와 그것을 전달하는 아론의 역할은 서로 구별된다.




2C. 다시 확증된 모세의 사명 (6:28–7:7)

2C.1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심을 다시 확증하심 (6:28–7:7)

족보 뒤에서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듣겠느냐고 다시 말한다(6:28–30).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안심시키는 대신, 그에게 부여한 권위와 역할을 다시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고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우신다(7:1). 이것은 모세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바로 앞에서 대표하고, 아론은 모세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곧 대언자의 역할을 맡는다.

모세와 아론의 임무는 바로의 반응에 맞추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다(7:2).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과 애굽에서 표적과 이적이 많아질 것을 다시 예고하신다. 연속되는 재앙은 애굽과 그 신들을 낮추고, 여호와만 자연과 초자연적 세계를 다스리심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바로의 저항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실 것이다(7:4). ‘군대’라는 표현은 노예 무리가 하나님의 질서 있는 백성이 되어 나아갈 것을 나타내며, 그들을 위해 싸우는 참된 왕이 여호와이심을 보여 준다(Stuart, Exodus 7:3–5).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방식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은 구원과 언약을 통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알게 되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는 심판을 통해 그분의 주권을 알게 된다(7:5).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고 완고하게 대항하는 권력에는 심판이 된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7:6). 부르심 때부터 거듭 반론하던 모세가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선 것이다. 이때 모세는 여든 살, 아론은 여든세 살이었다(7:7). 이 나이는 두 사람의 역사적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이 젊음이나 인간적인 가능성에 매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들의 연약함은 그대로였지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은 충분했다.






III. 여호와의 주권을 드러낸 열한 표적 (7:8–11:10)


3A.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열 가지 재앙 (7:8–11:10)

3A.1 첫 표적: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됨 (7:8–13)

바로가 표적을 요구하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그것이 큰 뱀이 된다(7:9–10).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술로 비슷한 일을 행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린다(7:11–12). 본문은 그들의 능력이 단순한 손기술인지 악한 영적 능력이 개입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거나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모방은 진리와 같은 것이 아니며, 표적의 출처와 그것이 확증하는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

모세는 여전히 아론을 통해 표적을 행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머뭇거림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론의 도움을 사용하여 모세가 맡은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는 자기 요술사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는 사실에 기대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것을 삼킨 결정적인 차이를 외면한다. 그의 마음은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7:13).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표적을 해석한 것이다.

3A.2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됨 (7:14–24)

하나님은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올 때 그를 만나라고 하신다. 애굽의 생명과 번영을 지탱하던 나일강이 심판의 첫 대상이 된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자 강과 운하와 못과 물 저장소의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으며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7:19–21).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 했던 땅에서(1:22), 생명의 강이 죽음을 드러내는 피의 강이 된다.

‘피’가 정확히 어떤 물질적 변화를 가리키는지를 두고 자연적인 적조 현상 같은 설명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의 관심은 현상의 과학적 과정을 밝히는 데 있지 않다. 모든 주요 수원에 미친 범위와 모세의 선언에 따른 발생은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보여 준다. 애굽 요술사들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 냈지만 물을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했다(7:22). 고통을 흉내 내는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다.

바로는 궁으로 돌아가 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7:23). 백성은 마실 물을 얻으려고 나일강 주변을 파야 했지만, 왕은 백성의 고통보다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지키는 데 몰두했다. 완악함은 증거를 보지 못하는 상태만이 아니라, 보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태도다.

3A.3 둘째 재앙: 개구리 (7:25–8:15)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올라와 궁과 침실과 화덕과 반죽 그릇까지 들어간다(8:3). 애굽이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던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었다.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바로는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백성이 제사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한다(8:8).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가 물러갈 시각을 정하게 하고,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한다(8:9–10). 정해진 때에 재앙이 그침으로 이 사건이 우연히 잦아든 자연현상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임이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권위를 세워 가신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모세에게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종의 말과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8:15).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려 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불편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다. 위기 중에 죄를 인정하고 기도를 요청해도, 문제가 사라진 뒤 다시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참된 회개는 심판을 피하려는 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돌아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3A.4 셋째 재앙: 이 또는 각다귀 (8:16–19)

아론이 지팡이로 땅의 먼지를 치자 그것이 작은 벌레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괴롭힌다. 전통적으로 ‘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각다귀나 모기 종류로 보기도 한다. 해충의 정확한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땅과 사람과 짐승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창조 때 사람을 이루는 재료였던 땅의 먼지가(창 2:7)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된다.

요술사들은 이 표적을 흉내 내려 하지만 실패하고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라고 인정한다(8:18–19). 이 말이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회개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설명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신적 권능을 인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 신하들의 인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식과 인정이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3A.5 넷째 재앙: 파리 떼 (8:20–32)

넷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땅과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분명히 구별하신다. 파리 떼가 애굽의 집과 땅을 황폐하게 하지만 고센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8:22–23). 이 구별은 이스라엘 사람이 본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표적이다. 애굽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구별을 통해 바로는 여호와께서 먼 곳의 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권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했다.

바로는 백성이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하고, 모세가 거절하자 너무 멀리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락하려 한다(8:25–28).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권한 아래 두려는 타협이다. 예배의 장소와 방식은 바로가 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 부분적인 허락처럼 보이는 타협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거절할 수 있다.

모세의 기도로 파리 떼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8:31–32).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심으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지만, 바로는 받은 긍휼을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다. 재앙이 물러간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시가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한 번 더 받은 것이었다.

3A.6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9:1–7)

하나님은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명하신다(9:1). 바로가 거절하면 애굽의 들에 있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다(9:4). 바로가 다음 날을 직접 정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시각에 재앙이 일어난다(9:5–6). 이는 생명과 시간 모두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

6절의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말을 애굽에 존재하던 가축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으면, 뒤의 우박 재앙 때 들에 남아 있는 가축이 언급되는 것과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9:19–21). 여기서 ‘모든’은 재앙의 대상이 된 들의 가축이 종류와 지역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이나 우리 안에 있던 가축, 재앙을 피한 가축 또는 이후 다시 확보한 가축이 남아 있었을 수 있다. 본문의 강조는 통계적인 전멸이 아니라 애굽에는 치명적인 심판이 임한 반면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존되었다는 데 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의 가축이 실제로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 확인한다(9:7). 그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관심 있게 조사하고 사실을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정한 진실에 복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3A.7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 (9:8–12)

모세와 아론은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리고, 그것이 애굽 전역에 퍼져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킨다(9:8–10). 애굽의 강제 노동을 연상시키는 화덕의 재가 압제자들의 몸을 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 앞에서는 아론이 주로 지팡이를 들어 재앙을 일으켰지만, 여기서는 모세가 직접 재를 뿌린다.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고 훈련하심으로 머뭇거리던 모세를 바로 앞에서 행동하는 종으로 세워 가신다.

요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한다(9:11). 처음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흉내 냈고, 이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으며, 이제는 재앙을 피할 능력조차 없음이 드러난다. 거짓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내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재앙의 실행 과정 중 처음으로 명시된다(9:12). 그러나 이것을 앞에서는 오직 바로만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이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시간적 단계로 읽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이미 4:21과 7:3에서 자신이 바로의 저항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재앙 이야기의 여러 표현은 같은 완고함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다. 바로가 약속을 반복하여 어기고 스스로 죄를 더한 책임은 분명하지만(8:15, 32; 9:34), 그의 완고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 저항을 정하신 목적에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신다(9:16; 롬 9:17–18; Stuart, Exodus 4:21,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3A.8 일곱째 재앙: 우박 (9:13–35)

일곱째 재앙의 경고는 열 재앙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며, 바로를 남겨 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9:14–16). 바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은 그가 강해서 심판을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자신의 공의와 능력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섭리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기 전에 사람과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라고 경고하신다(9:18–19). 바로의 신하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켜 살렸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다(9:20–21).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반응할 길이 열려 있었다. 심판의 예고는 단지 멸망을 알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피하도록 주시는 긍휼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해진 때에 불이 섞인 매우 무거운 우박이 내려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와 나무를 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에는 우박이 없다(9:23–26). 모세가 성 밖에서 손을 펴 기도하자 우박과 천둥이 그친다. 모세는 아직 바로의 위협 아래 있지만 “땅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려고 담대히 성 밖으로 나간다(9:29). 부르심을 피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에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한다(9:27). 그러나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9:30). 비와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9:34–35). 옳은 고백의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앙을 멈추게 하려는 두려움의 고백은 순종의 열매 없이 곧 사라질 수 있다.

3A.9 여덟째 재앙: 메뚜기 (10:1–20)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표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신다(10:1–2). 재앙은 애굽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위한 기억이 된다. 후대의 자녀들은 조상들이 강하여 해방되었다고 배워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들어야 한다. 구원의 역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말하며 백성을 보내라고 간청한다(10:7). 바로는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제안한다(10:8–11).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성인 남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자녀와 노인과 가축까지 포함한 언약 공동체 전체의 예배다. 바로의 제안은 일부만 놓아주고 가족을 인질로 붙들어 두려는 또 다른 타협이었다. 모세는 예배의 구성과 범위를 바로가 결정하도록 양보하지 않는다.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 떼는 우박 뒤에 남은 식물까지 먹어 치워 애굽 땅을 어둡게 한다(10:13–15).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이번만 용서하여 죽음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한다(10:16–17). 그러나 서풍이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내자 바로는 다시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10:19–20). 더 구체적인 죄의 고백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경험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는 않았다.

3A.10 아홉째 재앙: 흑암 (10:21–29)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애굽 땅에 사흘 동안 만질 수 있을 만큼 짙은 흑암이 임한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다(10:21–23). 창조 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창 1:3–5),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신다. 애굽이 태양을 신성시하고 바로의 왕권을 태양과 연결했지만, 빛을 주고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흑암은 애굽의 종교와 왕권에 대한 심판이며 곧 닥칠 죽음의 밤을 미리 보여 준다.

바로는 사람들은 모두 가되 양과 소는 남겨 두라고 제안한다(10:24).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며,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무엇으로 섬길지 알 수 없으므로 가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답한다(10:25–26). 이것은 재산을 지키려는 고집이 아니라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사람만이 아니라 소유까지 그분의 명령 아래 두어야 한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자기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모세도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답한다(10:28–29). 다음 장의 마지막 경고는 이 대면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본문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협상은 이제 끝났고, 바로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뿐이다.

3A.11 열째 재앙의 예고: 처음 난 것의 죽음 (11:1–10)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뒤 바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보낼 것이며, 오히려 급히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1:1).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게 하신다(11:2–3). 이것은 몰래 훔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종살이에 대한 보상이며,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고 자기 백성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장면과 같다(3:21–22; 창 15:14). 멸시받던 모세도 애굽의 신하와 백성에게 매우 위대하게 보이게 된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머뭇거리던 종을 바로 앞에서 높이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셨다.

한밤중에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되고, 애굽 전역에 전에 없던 큰 부르짖음이 일어날 것이다(11:4–6). 처음 난 것은 가정의 힘과 미래를 대표하며, 바로의 장자는 왕권의 계승자다.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고 그 아들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1:22; 4:22–23), 이제 그의 집과 애굽의 처음 난 것에 언약적 심판이 임한다. 이 심판은 가볍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죽음이지만, 오랜 살육과 압제를 행하고 거듭된 경고를 거절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다.

이스라엘 쪽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구별을 강조한다(11:7).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서 자동으로 죽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은 그들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월절의 피 아래 머물러야 했음을 보여 준다. 구별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언약의 은혜에서 나오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믿고 따르도록 요구한다.

11장 10절은 모세와 아론이 모든 표적을 행했으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고 재앙 이야기를 요약한다.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심판 가운데 굳게 하셨다. 많은 표적을 보면 반드시 믿게 된다는 생각은 바로의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지만, 은혜 없이 완악한 마음은 분명한 표적마저 불순종의 구실로 바꾼다. 이제 구원과 심판은 유월절의 밤에 결정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IV. 유월절과 출애굽 (12:1–13:16)


4A. 유월절과 구원의 밤 (12:1–51)

4A.1 유월절과 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12:1–13)

하나님은 출애굽이 일어나는 달을 이스라엘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명하신다(12:2). 종살이하던 백성에게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달은 후에 아빕월 또는 니산월이라 불리며 오늘날의 3–4월 무렵에 해당한다(13:4). 이스라엘의 달력은 구원이 우연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백성의 삶과 예배를 새롭게 규정하는 시작임을 기억하게 한다.

각 가족은 열흘째 되는 날에 흠 없고 일 년 된 숫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열나흘째 날 해 질 무렵에 잡아야 한다(12:3–6). 가족이 한 마리를 먹기에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나눈다. 구원은 각 가정에 실제로 적용되지만 개인주의적인 사건은 아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 식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눈다.

잡은 짐승의 피는 고기를 먹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한다(12:7).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신다. 피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 주는 표시가 아니다. 누가 어느 집에 있는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이며, 말씀을 믿고 그 피 아래 머무는 자를 심판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스라엘도 혈통만으로 자동적인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과 보호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유월절의 핵심에는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 다른 생명이 보존되는 대속의 원리가 있다. 어린양의 피가 문에 발라지고 그 집의 장자가 살아남는다. 신약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선언한다(고전 5:7). 유월절 양과 예수님의 사역사이의 모든 세부를 임의로 대응시킬 필요는 없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에 있다는 중심적인 연결은 분명하다(요 1:29; 벧전 1:18–19).

그 밤의 식사는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로 이루어진다. 고기는 날것이나 물에 삶지 않고 온전히 구워 먹으며, 남은 것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12:8–10).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든 채 급히 먹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즉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12:11).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구원의 방식과 때를 정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

4A.2 무교절을 기념하라는 명령 (12:14–20)

이스라엘은 유월절 하루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첫날 집에서 누룩을 없애고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필요한 음식 준비 외에는 일하지 않아야 한다(12:15–16). 이 절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일을 대대로 기억하게 한다(12:17).

이 문맥에서 무교병의 첫 의미는 출애굽의 긴박함이다. 반죽이 발효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떠나야 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12:34, 39; 신 16:3). 동시에 애굽의 옛 생활을 뒤에 두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도 나타낸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누룩이 죄나 악한 영향의 상징으로 사용되지만(고전 5:6–8), 출애굽기 본문에서 누룩 자체가 언제나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유교병을 먹는 자를 공동체에서 끊으라는 경고는 기념 의식이 선택적인 취향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12:15, 19).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은혜와 순종은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적 응답이다.

4A.3 모세가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침 (12:21–28)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가족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가르친다(12:21–22). 아침까지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피를 바르는 행위 자체가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 안에 머무는 믿음의 순종이 중요했다. 말씀을 무시하고 피 없는 집이나 집 밖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혈통만 주장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문 위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며 “멸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12:23). 이 표현은 하나님과 별개의 경쟁 세력을 뜻하지 않는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집행되며, 그 심판을 제한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피로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데서 온다.

이스라엘은 이 규례를 약속의 땅에서도 지키고,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집을 보호하신 유월절 제사라고 설명해야 한다(12:24–27). 예식은 의미 없이 반복하는 종교행사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이다. 백성은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한 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다(12:27–28). 4:31에서 시작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죽음의 밤을 앞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

4A.4 열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 (12:29–30)

밤중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다(12:29). 왕궁과 감옥,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심판이 임한다. 처음 난 것은 한 가정과 나라의 힘과 미래를 대표하며, 바로의 장자는 애굽 왕권의 계승자였다. 이 심판은 바로 한 사람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죽이려 한 애굽의 질서 전체를 친다(4:22–23).

애굽에는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고 큰 부르짖음이 일어난다(12:30). 이 장면은 인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한 폭력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애굽은 오랫동안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고 백성을 잔혹하게 노예로 부렸으며, 바로는 반복된 경고와 재앙과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 열째 재앙은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악에 내리신 최종적인 언약 심판이다.

이스라엘의 집도 죽음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고, 그 피가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표가 되었다. 애굽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린양의 죽음이 있었다. 구원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대속의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피의 구원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게 한다(고전 5:7).




[부록] 열 재앙 한눈에 보기

열 재앙은 대체로 세 재앙씩 세 묶음을 이룬 뒤 마지막 재앙으로 나아간다. 각 묶음은 ‘경고–경고–경고 없음’의 흐름을 보이며, 첫 재앙은 아침에 바로를 만나고 둘째 재앙은 바로에게 들어가며 셋째 재앙은 예고 없이 시행된다. 처음 세 재앙은 아론이 시행하고, 넷째와 다섯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며, 여섯째부터 아홉째까지는 모세가 전면에 나선다.

첫째 묶음—물이 피가 됨, 개구리, 이 또는 각다귀

1. 물이 피가 됨(7:14–24) — 경고 있음. 아침에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나 선포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든다. 바로는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요술사들도 비슷한 현상을 행한다.

2. 개구리(7:25–8:15) — 경고 있음. 바로에게 들어가 선포하고 아론이 손을 편다.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지만 제거하지 못한다. 바로는 기도를 요청하고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3. 이 또는 각다귀(8:16–19) — 사전 경고 없음. 아론이 땅의 먼지를 친다. 요술사들은 따라 하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라고 인정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는다.

둘째 묶음—파리 떼,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4. 파리 떼(8:20–32) — 경고 있음. 아침에 바로 앞에 서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애굽과 고센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구별하신다. 바로는 애굽 안에서 제사하라거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타협을 제안하고, 재앙이 그치자 다시 약속을 어긴다.

5. 가축의 죽음(9:1–7) — 경고 있음. 바로에게 들어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시행하신다. 애굽의 가축은 큰 피해를 입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존된다. 바로는 이 구별을 직접 확인하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6. 악성 종기(9:8–12) — 사전 경고 없음.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린다. 요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재앙의 실행 과정에서 처음 분명히 나온다.

셋째 묶음—우박, 메뚜기, 흑암

7. 우박(9:13–35) — 경고 있음. 아침에 바로 앞에 서서 선포하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편다. 고센은 보호되며,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이들은 종과 가축을 피신시킨다.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8. 메뚜기(10:1–20) — 경고 있음. 바로에게 들어가 선포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망했다고 인정하며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한다. 바로는 남자들만 가라고 타협하고, 뒤에는 죄를 고백하지만 재앙이 사라지자 또다시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9. 흑암(10:21–29) — 사전 경고 없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민다. 애굽에는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다. 바로는 양과 소를 남기라고 요구하고, 모세가 거절하자 다시 얼굴을 보이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마지막 재앙—처음 난 것의 죽음

10. 처음 난 것의 죽음(11:1–12:30) — 미리 경고된 마지막 심판이며 하나님이 친히 시행하신다. 유월절의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가고,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 재앙 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떠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하며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 달라고 요청한다(12:31–32).

이 흐름에서 바로의 반응은 무관심에서 타협과 거짓 고백을 거쳐 끝까지 완악함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모세는 아론 뒤에 머물던 모습에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행동하는 지도자로 세워진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자연과 역사와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심이 더욱 분명해진다.

4A.5 하나님의 보호 아래 출애굽이 허락됨 (12:31–36)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과 가축을 데리고 떠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한다(12:31–32). 앞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의 일부를 남기게 하려 했지만, 이제는 모세가 말한 대로 모두 데리고 가라고 한다. 심지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요청한다. 자신이 축복을 주는 신적 왕처럼 행동했던 바로가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복을 구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참된 회개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는 곧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추격한다(14:5–9).

애굽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급히 떠나도록 재촉한다(12:33). 백성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떠난다(12:34). 출애굽의 때는 바로의 선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렸다. 오랫동안 떠나기를 막던 애굽이 이제는 한밤중에 그들을 내보내려고 재촉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자 인간 권력이 막아 온 문이 갑자기 열린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록 호의를 베푸신다(12:35–36). 일부 번역에서 ‘빌렸다’고 표현하여 나중에 갚을 생각 없이 속여 가져간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지만, 본문의 동사는 단순히 ‘요청하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오랜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하나님이 승리한 백성에게 주신 전리품의 성격을 가진다(3:21–22; 신 15:13–15).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신 약속도 성취된다(창 15:14).

4A.6 출애굽이 시작됨 (12:37–42)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이른다. 보행하는 장정이 약 육십만 명이었고, 그 밖에 가족들과 “수많은 잡족”과 많은 가축이 함께했다(12:37–38). 잡족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을 보고 그들과 함께 나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출애굽 공동체는 혈통적으로 완전히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지만, 그들도 언약 백성의 예배와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했다(12:43–49).

육십만이라는 수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장정만 육십만 명이라면 가족을 포함한 전체 인구는 매우 컸을 것이므로, 이를 정확한 인원수로 보는 견해와 큰 집단을 나타내는 고대의 수사 또는 군대 단위가 포함된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문만으로 모든 인구학적 문제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강조는 애굽에 내려갔던 작은 가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왔다는 데 있다(1:1–7; 12:41).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은 발효되지 않았고, 백성은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12:39).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이 더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을 만큼 출발이 급했기 때문이다. 무교병은 이후 세대가 그 긴박한 구원을 몸으로 기억하는 음식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라고 기록된다(12:40–41). 창세기 15:13의 사백 년은 고난의 기간을 둥글게 표현한 수이며, 사백삼십 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족장들의 가나안 체류까지 포함하는 견해와 애굽 체류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계산 방식의 세부는 열어 둘 수 있지만, 본문은 “그 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강조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약속을 정확히 이루신다.

그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지켜 주신 “여호와의 밤”이다(12:42).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대대로 그 밤을 지켜 기억해야 한다.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감동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새롭게 고백하는 일이다.

4A.7 유월절 규례와 출애굽의 관계 (12:43–51)

유월절 식사는 아무나 의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음식이 아니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먹을 수 없지만, 돈으로 산 종이나 함께 사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언약 공동체에 속하면 참여할 수 있었다(12:43–45, 48). 이것은 유월절이 민족적 우월감을 위한 폐쇄적 잔치가 아님을 보여 준다. 이방인에게도 참여의 길이 열려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 표를 거부한 채 자기 방식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본토인과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하나다(12:49).

유월절 양은 한 집 안에서 먹고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뼈를 꺾지 않아야 한다(12:46). 한 식탁에서 먹는 규례는 구원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사건임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일을 이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한다(요 19:33–36). 예수님은 죽음의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유월절 양이시며, 그분의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백성으로 부름받는다(고전 5:7; 엡 2:13–18).

이 단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말과,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선언으로 끝난다(12:50–51). 앞서 믿음과 불평 사이를 오가던 백성이 유월절 밤에는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하셨다. 그들의 순종이 구원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4B. 출애굽을 기억하는 규례 (13:1–16)

4B.1 처음 난 것의 구별과 무교절 기념 (13:1–16)

하나님은 사람이나 가축을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수컷을 모두 자신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하신다(13:1–2).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양의 피로 보존되었으므로, 그들의 생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했다. 구원은 억압자의 소유에서 벗어나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가 되는 일이 아니다. 바로에게 속했던 백성이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속하여 그분을 섬기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

모세는 먼저 무교절을 다시 설명한다(13:3–10).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날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자녀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는 설명은 후대의 자녀가 출애굽을 남의 옛이야기로만 듣지 않게 한다(13:8). 구원의 기억은 각 세대가 자신도 그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사는 백성임을 고백하게 한다.

이 규례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함을 나타낸다(13:9, 16). 후대 유대교는 이 말씀을 따라 성구를 담은 경문을 몸에 착용하기도 했다. 외적인 표지는 기억을 도울 수 있지만, 본문의 중심은 표 자체가 경건을 보장한다는 데 있지 않다. 여호와의 법이 입에 있고, 구원의 기억이 생각과 손의 행위를 이끌어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신 속량하고, 속량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13:11–13). 사람의 장자는 죽여 드리지 않고 반드시 대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이방 종교와 다르시며, 대신할 희생을 마련하여 생명을 되찾게 하신다. 처음 난 것의 생명은 죽음에서 건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대속 은혜를 증언한다.

후일 자녀가 이 규례의 뜻을 물으면, 바로가 완고하게 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야 한다(13:14–16). 유월절, 무교절, 처음 난 것의 구별은 모두 같은 진리를 반복한다. 하나님은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할 희생을 주셨으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제 그분께 속한다. 이 대속의 흐름은 마침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막 10:45; 롬 8:29).






V. 시내산으로 가는 광야 여정 (13:17–19:25)


5A.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13:17–15:21)

5A.1 하나님이 우회로로 인도하신 이유 (13:17–14:4)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길 대신 홍해의 광야 길로 백성을 인도하신다.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다(13:17–18). 우회로는 길을 잃은 결과가 아니라 백성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이었다.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일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던 그의 소망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13:19; 창 50:24–25; 히 11:22).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앞서 가신다(13:21–22). 그런데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명령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14:1–3). 하나님은 바로가 추격하도록 허용하여 애굽의 군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장소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았다.

5A.2 애굽 군대의 추격과 이스라엘의 두려움 (14:5–14)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낸 일을 후회하고 병거와 군대를 이끌어 추격한다. 이스라엘은 다가오는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한다(14:10–12).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옛 주인을 섬기는 편이 낫다고 말한 것이다. 종살이의 익숙함이 믿음으로 걷는 자유보다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한다(14:13). 백성은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14:14)는 말씀은 이 구원이 인간의 전투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임을 선언한다.

5A.3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심판하심 (14:15–31)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다(14:15). 믿음은 가만히 있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 발을 내딛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뒤로 옮겨 애굽 군대를 막고,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밤새 바다를 물러가게 하신다(14:19–21).

‘홍해’로 번역된 이름은 문자적으로 ‘갈대 바다’라는 뜻이어서 정확한 위치와 수심을 두고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장소를 특정하는 문제 때문에 본문의 중심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양쪽에서 벽을 이루었으며, 이스라엘은 건넜지만 뒤따른 애굽 군대는 물에 덮였다(14:22, 28–29). 바람을 사용하셨더라도 사건의 때와 결과를 정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14:31). 바울은 구름과 바다를 지난 일을 모세에게 속한 세례와 연결한다(고전 10:1–2). 홍해 도하는 옛 주인의 지배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구원의 전환점이지만, 그 특권 자체가 이후의 불순종을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는다(고전 10:5–12).

5A.4 모세의 승리의 노래 (15:1–18)

모세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한 뒤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는 고백은 구원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연결한다(15:2).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용사이시며,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왕이시다(15:3–5).

노래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용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오른손과 거룩하심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라는 질문은 비교할 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15:11). 하나님은 인자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 데려가실 것이다(15:13, 17). 출애굽의 목적은 탈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데 있다.

노래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는 선언으로 절정에 이른다(15:18). 홍해의 승리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 준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미리 보여 주기 때문이다(계 15:2–4).

5A.5 미리암이 화답하여 노래함 (15:19–21)

선지자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화답한다(15:20–21). ‘선지자’라는 칭호는 그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남자와 여자,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한 구원을 노래한다.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본 공동체의 첫 응답은 구원자를 높이는 예배다.




5B.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스라엘 (15:22–17:16)

5B.1 마라와 엘림의 물, 그리고 치유의 약속 (15:22–27)

홍해에서 찬송한 지 사흘 만에 백성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의 물마저 써서 마실 수 없자 원망한다(15:22–24).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 주시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다. 나무 자체의 자연적 효능을 밝히는 것이 본문의 관심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단을 통해 쓴 물을 고치셨다는 사실이 중심이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백성을 시험하시며 말씀에 귀 기울이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선언은 순종하면 언제나 질병이 없다는 개인적 보장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15:26). 출애굽의 문맥에서는 애굽의 반역과 심판의 길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로 부르신다는 뜻이다. 곧이어 열두 샘과 칠십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 준다(15:27).

5B.2 먹을 것을 두고 원망함 (16:1–9)

출애굽한 지 한 달가량 지난 신 광야에서 백성은 먹을 것이 부족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다고 과거를 미화하며,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굶겨 죽이려 한다고 비난한다(16:2–3). 노예 생활의 고통은 잊고 제한된 음식의 기억만 확대했다.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 이전의 속박을 그리워하고 현재의 훈련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되, 백성이 날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겠다고 하신다(16:4). 그들의 원망은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16:7–8). 그런데도 하나님은 즉시 버리지 않으시고 양식을 공급하며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 공급은 그들의 원망을 인정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는 은혜로운 훈련이다.

5B.3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 (16:10–15a)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으며 아침에는 이슬이 걷힌 뒤 작고 둥근 것이 땅에 남는다(16:10–14).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 질문에서 ‘만나’라는 이름이 생겼다. 모세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라고 설명한다(16:15).

하나님은 고기와 빵을 주심으로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신다(16:12). 예수님은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분이 아버지라고 밝히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라고 선언하신다(요 6:32–35, 51). 만나는 하루의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5B.4 만나를 거두는 법과 첫 불순종 (16:15b–20)

각 사람은 식구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어야 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16:16–18). 바울은 이 원리를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과 연결한다(고후 8:13–15).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욕심으로 쌓아 두기보다 공동체가 필요한 만큼 누리도록 주어진 선물이었다.

모세는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는 불안과 욕심으로 저장했고, 남은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16:19–20).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을 매일 주심으로 내일도 공급하실 자신을 신뢰하게 하셨다. 불순종은 단순한 보관 방법의 실수가 아니라, 말씀보다 자기 비축을 더 안전하게 여긴 불신이었다.

5B.5 만나와 안식일 (16:21–26)

여섯째 날에는 평소의 두 배를 거두어 다음 날까지 두어도 상하지 않았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16:22–26).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일과 쉼의 질서를 가르치셨다. 안식은 양식 생산을 멈추면 생존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미리 공급하심을 믿는 행위였다.

5B.6 두 번째 불순종과 안식일의 교훈 (16:27–30)

말씀을 들었는데도 일부는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책망하신다(16:28). 만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쉬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짐으로 빼앗는 분이 아니라 쉼으로 주셨으며, 백성은 그 선물을 말씀대로 받아야 했다.

5B.7 만나를 후대의 증거로 보존함 (16:31–36)

만나는 깟씨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하나님은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후대가 광야에서 먹이신 양식을 보게 하라고 명하신다(16:31–33). 기억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약속의 땅에 이른 뒤에야 그쳤다(16:35; 수 5:12). 공급의 방식은 바뀌어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5B.8 맛사와 므리바에서 물을 주심 (17:1–7)

르비딤에 물이 없자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시험한다(17:2, 7). 마라와 만나를 경험하고도 현재의 결핍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했다. ‘맛사’는 시험, ‘므리바’는 다툼을 뜻하며, 이 사건은 후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가 된다(시 95:7–9; 히 3:7–9).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의 반석을 치라고 하시며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신다(17:6). 백성이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가 치자 생명의 물이 나온다. 바울은 광야에서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고전 10:4). 이는 모든 세부를 억지로 비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반역에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어짐을 보여 준다.

5B.9 아말렉과의 전쟁 (17:8–16)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싸우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선다(17:8–10).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백성 대신 싸우셨지만 이제는 훈련받는 백성을 통하여 싸우신다. 승리는 여호수아의 군사력만으로도, 모세의 손 자체가 가진 마술적 힘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전투가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이 승리를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는 제단을 쌓아 “여호와 닛시”,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부른다(17:14–15). 이스라엘이 모이는 깃발과 싸움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아말렉에 대한 지속적인 심판은 그들이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연결된다(신 25:17–19).




5C. 이드로의 방문과 시내산 도착 (18:1–19:25)

5C.1 이드로의 방문과 신앙 고백 (18:1–12)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소식을 듣고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의 어려움을 모두 들려주자 이드로는 기뻐하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고백하고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18:8–12). 그의 말이 완전한 신앙고백인지, 여호와를 여러 신 가운데 가장 큰 분으로 인정한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분명한 것은 이방 제사장이 출애굽의 증언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나누었다는 사실이다. 열방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약속이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5C.2 이드로가 재판 제도를 조언함 (18:13–27)

모세가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분쟁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자 이드로는 그 방식이 모세와 백성을 모두 지치게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18:13–18).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중요한 문제를 맡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부당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천부장·백부장·오십부장·십부장으로 세워 일상적인 재판을 나누게 해야 했다(18:19–22).

모세는 이방인 장인의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인다. 모든 좋은 조언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드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전제했다(18:23). 지도력은 모든 일을 혼자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책임을 나누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는 지혜를 포함한다.

5C.3 시내산 도착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19:1–8)

출애굽 후 셋째 달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주신 표징이 성취된 것이다(3:12; 19:1–2). 이후 이스라엘은 거의 일 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언약법과 성막과 예배의 질서를 배운다(민 10:11–12).

하나님은 자신이 독수리 날개로 백성을 업어 인도했다고 먼저 말씀하신 뒤 순종을 요구하신다(19:4–5). 은혜가 명령보다 앞선다.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것인 가운데 특별히 소유하신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19:5–6).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갈 3:17–18).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열방을 그분께로 이끄는 사명을 부여한다. 신약은 이 부르심을 그리스도 안의 교회에 적용한다(벧전 2:9; 계 1:6).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한다(19:8). 이 고백은 마땅하지만, 곧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언약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 동시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며 참된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5C.4 하나님을 만날 준비와 성결 (19:9–15)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여 백성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를 신뢰하게 하신다(19:9). 백성은 이틀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며 셋째 날을 기다려야 했다. 부부 관계를 잠시 삼가라는 명령은 결혼이나 성관계가 본질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상생활을 멈추고 온전히 준비하라는 의식적 구별이다.

산 둘레에는 경계를 세워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했다(19:12–13). 거룩은 단순한 엄숙한 느낌이 아니라 죄인이 자기 방식으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임재를 뜻한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가까우심이 거룩하심을 없애지는 않는다.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5C.5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남 (19:16–25)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나타나고 온 산이 연기로 덮이며 크게 진동한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자 백성은 떨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응답하신다(19:16–19). 이 장면은 창조주와 언약을 맺는 일이 가볍거나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종교행위가 아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면서도 백성과 제사장들이 경계를 넘어오지 않게 다시 경고하신다. 이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들이 제한적으로 가까이 오지만, 가장 깊이 들어가 말씀을 받는 사람은 모세다(19:24; 24:1–2, 9–18). 이러한 접근의 등급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새 언약에서는 더 나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만, 그 담대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다(히 4:14–16; 12:18–29).






VI. 언약의 율법 (20:1–31:18)


6A. 십계명과 참된 예배 (20:1–26)

6A.1 언약의 서문: 구원하신 하나님 (20:1–2)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20:2).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밝히신 뒤 계명을 주신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은혜는 순종을 없애지 않고 그 올바른 근거를 세운다.

6A.2 십계명 (20:3–17)

첫째 계명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한다. 이는 단지 여호와를 여러 신 가운데 첫째로 두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자이며 창조주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신뢰하라는 요구다. 둘째 계명은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어떤 것도 예배의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조형물과 예술을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현존을 보장하거나 신적 능력을 전달하는 대상으로 삼는 일을 금한다. 성막과 그 기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거룩한 물건이지만 그 자체가 신성을 지니거나 예배받는 대상은 아니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금송아지처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도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갚으신다는 말씀은 죄 없는 자녀를 조상의 죄 때문에 자동으로 벌하신다는 뜻이 아니다(20:5; 신 24:16; 겔 18:20). 부모에게 배운 동일한 우상숭배와 언약 위반을 다음 세대가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앞 세대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죄를 묵인하지 않고 각 세대를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신다. 이에 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은 천 대에 이른다. 삼사 대와 천 대의 큰 대조는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충성을 지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는 말도 단순한 감정보다 언약적 충성과 불충성을 가리킨다(Stuart, Exodus 20:4–6).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거짓 맹세, 주술적 이용, 경솔한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다. 창조 때의 하나님의 쉼을 본받고, 종과 가축과 거류민까지 쉬게 한다(20:8–11; 23:12). 안식일은 이스라엘 언약의 표가 되며(31:13–17),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히 4:1–11).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예배와 쉼과 자비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창조 질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며 가정과 공동체 안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게 한다. 여섯째의 “살인하지 말라”는 모든 생명 제거를 금하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 살인과 부당한 생명 침해를 금한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을 금하여 혼인 언약과 가정을 보호한다.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인 분노와 간음의 뿌리인 음욕까지 다루심으로 계명의 깊이를 드러내셨다(마 5:21–30).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과 노동을 존중하게 하고, 아홉째는 특히 법정에서 이웃을 해치는 거짓 증언을 금한다. 열째 계명은 이웃의 집과 배우자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한다. 앞의 계명들이 외적 행동을 다룬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죄의 내적 욕망까지 밝힌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며 다른 많은 범죄를 낳는 뿌리가 된다(골 3:5).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며, 구원받은 백성의 전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마 22:37–40).

6A.3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 (20:18–21)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까 두려우니 모세가 대신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20:18–19).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여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오셨다고 말한다(20:20).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나는 두려움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여 죄를 멀리하는 경외는 구별되어야 한다.

백성은 멀리 서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20:21). 모세의 중보자 역할이 다시 드러난다. 그러나 모세도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신다(딤전 2:5; 히 9:15).

6A.4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예배 (20:22–26)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며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다. 예배의 대상과 방식은 인간의 상상이나 화려함으로 정하지 않는다.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인간의 기술과 과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제단에 층계를 놓지 말라는 명령은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는 일을 막아 예배의 정결과 단정함을 지키게 한다(20:26). 하나님은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지만, 예배에 몸의 노출이나 인간의 과시가 섞여서는 안 된다. 참된 예배는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맞아야 한다.




6B. 언약법과 언약 체결 (21:1–24:18)

6B.1 종에 관한 법 (21:1–11)

출애굽기의 종 제도를 근대의 인종적 노예제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빚과 가난 때문에 일정 기간 노동으로 채무를 갚는 경우가 많았고, 히브리 남종은 여섯 해를 섬긴 뒤 일곱째 해에 자유롭게 나가야 했다(21:2). 이 법은 종 제도를 이상으로 세우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제도를 제한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종의 생명과 해방을 보호한다.

종이 가족 때문에 자원하여 계속 섬기기를 택하는 규례는 강요된 영구 노예화를 정당화하지 않는다(21:5–6). 여종에 관한 법도 현대 독자에게 불편하지만, 당시 혼인과 경제 구조 안에서 팔려 간 여성이 버림받거나 물건처럼 거래되지 않도록 음식과 의복과 혼인의 권리를 보장한다(21:7–11). 본문은 고대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한 번에 폐지하지 않지만 약한 자를 주인의 변덕에서 보호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

6B.2 사람과 가축을 해친 경우의 법 (21:12–36)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죽음을 구별하고, 계획한 살인자는 제단으로 도피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21:12–14).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일과 사람을 납치해 파는 일도 공동체의 생명과 권위를 파괴하는 중대한 죄로 다룬다(21:15–17). 특히 인신매매를 사형죄로 규정한 것은 사람을 이익을 위한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보복법은 개인에게 복수할 권리를 주는 말이 아니다(21:23–25). 재판에서 피해에 비례한 형벌을 정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보복이 끝없이 확대되는 일을 막는다. 예수님은 이 법정 원리를 개인적 복수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악을 사랑과 인내로 이기라고 가르치셨다(마 5:38–42).

종을 때려 상해를 입히면 자유를 주게 하고,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방치한 주인은 예견 가능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21:20, 26–29). 직접 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율법은 생명을 소유보다 귀하게 여기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다.

6B.3 재산에 관한 법 (22:1–17)

도둑질한 가축을 여러 배로 갚게 하는 규례는 단순한 처벌보다 피해 회복을 강조한다. 도둑이 갚을 것이 없을 때 노동으로 배상하게 하지만,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인 경우에는 피 흘린 책임을 묻는다(22:1–3). 재산을 지킬 권리가 사람의 생명보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밭에 가축을 풀어 남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불을 내어 곡식을 태운 경우, 맡긴 물건을 잃거나 가축을 빌려 피해를 낸 경우도 책임과 증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22:5–15). 율법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책임을 없애지 않고, 이웃의 손실을 실제로 회복하게 한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한 남자에게 혼인의 책임이나 그에 해당하는 값을 지게 한 법도 여성을 이용하고 버리는 일을 제한한다(22:16–17).

6B.4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규례 (22:18–23:9)

마술, 수간,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에 대한 엄한 형벌은 언약 공동체가 생명과 창조 질서와 예배의 순결을 파괴하는 가나안의 관행과 구별되어야 했음을 보여 준다(22:18–20). 이 형벌을 오늘의 교회가 직접 집행할 권한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구약의 신정 국가 안에서 우상숭배가 언약 반역이던 상황에 주어진 시민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주술과 우상숭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도덕적 의미는 남는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는 구원의 기억에 근거한다(22:21; 23:9).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생존에 필요한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신다(22:22–27).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므로 구원받은 백성도 약한 자를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다수의 여론을 따라 악을 행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편들지 말고, 거짓 고발과 뇌물을 멀리해야 한다(23:1–8). 정의는 부자에게 유리해서도, 가난한 자를 무조건 옳다고 해서도 안 된다.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돌려주고 쓰러진 나귀를 일으켜 주라는 명령은 개인적 감정이 이웃을 향한 책임을 없애지 못함을 보여 준다(23:4–5).

6B.5 안식년·안식일과 절기의 규례 (23:10–19)

땅은 육 년 동안 경작하되 일곱째 해에는 쉬게 하여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그 소산을 먹게 해야 한다(23:10–11). 매주 안식일에는 종과 가축과 거류민까지 숨을 돌리게 한다(23:12). 안식은 땅과 노동자와 약한 자를 끝없이 생산에 몰아넣지 않고, 모든 소유와 수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경제적·사회적 질서다.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23:14–17). 이 절기들은 출애굽과 첫 수확과 연말 수확을 기억하며 시간과 생업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한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복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받은 복에 감사하여 첫 열매를 드리라는 요구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명령의 정확한 배경은 논쟁적이지만, 가나안의 의식과 생명의 질서를 혼합하지 말라는 거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23:19).

6B.6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라는 명령 (23:20–33)

하나님은 길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준비한 곳으로 인도할 사자를 보내신다(23:20). 이 사자는 단지 백성과 동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가며 길을 지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점에서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임재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다.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도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제시된다(23:21–22). 그래서 Stuart는 이 사자를 단순한 피조 천사보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경우로 이해한다(Stuart, Exodus 23:20–23).

이러한 해석은 창세기의 ‘여호와의 사자’와도 이어진다. Hamilton은 창세기 16장을 비롯한 주요 본문을 검토한 뒤,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한 하나님의 대표자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과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현현이며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설명한다(Hamilton, Genesis 1–17, 507). Calvin도 출애굽기 23:20의 사자를 일반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보고, 성육신 이전의 나타나심이 장차 중보자로 오실 사명을 미리 보여 주었다고 해석한다(Calvin, Exodus 23:20). 따라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적·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사자를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성자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다만 본문 자체가 직접 ‘성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별하여 말해야 한다.

그 사자가 백성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천사가 죄를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자의 인도를 거역하는 것은 곧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23:21). 이 엄중한 순종의 요구는 죄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도 드러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재로 앞서 가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거나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23:24, 32–33). 정복 명령은 모든 종교적 차이를 폭력으로 없애라는 일반 명령이 아니라, 오랫동안 죄가 가득 찬 가나안에 대한 특별한 심판과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속사의 명령이다(창 15:16). 하나님은 그들을 한 해에 모두 쫓아내지 않고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조금씩 내보내겠다고 하신다(23:29–30). 약속의 성취에도 백성의 형편과 땅의 질서를 고려하시는 지혜가 있다.

6B.7 언약 체결과 하나님의 영광 (24:1–11)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약속한다(24:3, 7). 모세는 말씀을 기록하여 ‘언약서’를 만들고, 산 아래 제단과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열두 기둥을 세운다.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모세는 피의 절반을 제단에, 나머지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한다(24:4–8).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백성의 언약 관계가 희생의 피 없이는 세워질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부르셨다(마 26:28; 막 14:24). 이스라엘이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패한 언약의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자신의 피로 더 나은 새 언약을 세우셨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칠십 명은 산에 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다(24:9–11). 하나님을 직접 완전히 보았다는 뜻은 아니며, 본문도 그 발아래의 청옥 같은 광경만 묘사한다. 죽지 않고 언약 식사를 나눈 것은 피로 세운 화목과 교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완전한 하나님 뵘은 장차 새 창조에서 이루어질 소망으로 남는다(계 22:4).




6B.8 성막과 예배 규례로 이어지는 서론 (24:12–18)

하나님은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받도록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고, 장로들에게는 아론과 훌이 남는다(24:12–14). 구름이 산을 엿새 동안 덮은 뒤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엿새와 일곱째 날의 흐름은 창조를 연상시키며, 이어질 성막 지시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새 창조의 질서임을 준비한다.

여호와의 영광은 산 위에서 맹렬한 불처럼 보이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 사십 일 사십 야를 머문다(24:15–18). 백성은 멀리서 영광을 보지만 모세는 중보자로 가까이 들어간다. 이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산 위에서는 바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과 제사장의 길이 계시되고 있었다.




6C. 성막과 예배에 관한 명령 (25:1–31:18)

6C.1 성소를 위한 예물 (25:1–9)

하나님은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 금과 은과 놋, 실과 가죽, 나무와 기름과 보석을 예물로 드리게 하신다(25:1–7). 애굽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위한 강제 노동과 달리, 하나님의 거처는 구원받은 백성의 자원하는 감사로 세워진다. 그러나 열심만으로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 주신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25:9). 자원함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이 함께한다.

6C.2 언약궤와 속죄소 (25:10–22)

조각목에 금을 입힌 궤 안에는 증거판을 두고,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로 덮는 순금 속죄소를 놓는다. ‘속죄소’는 덮개이면서 속죄일에 피가 뿌려지는 자리다(레 16:14–16).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 증거궤 위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시겠다고 하신다(25:22). 언약의 법이 있는 곳 위에 속죄의 피가 놓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신다. 궤를 하나님을 가두는 상자나 마술적 보호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왕의 발판과 언약적 임재를 나타낸다.

6C.3 진설병상 (25:23–30)

금으로 입힌 상 위에는 ‘얼굴의 떡’이라 불리는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둔다.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떡은 하나님이 백성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식탁 교제 안에 두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완성하신다(요 6:35).

6C.4 등잔대 (25:31–40)

한 덩이 순금을 쳐서 만든 등잔대에는 가지와 살구꽃 모양이 있고 일곱 등잔이 성소를 밝힌다. 생명나무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빛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명과 빛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제작자는 창의성을 과시하는 대신 산에서 보여 주신 모양을 따라야 했다(25:40).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며, 교회도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춘다(요 8:12; 계 1:12–13).

6C.5 성막의 구조와 휘장 (26:1–37)

성막은 그룹을 수놓은 세마포 휘장, 염소 털 덮개와 가죽 덮개, 조각목 널판으로 이루어진다. 내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언약궤를 가린다. 그룹 문양은 죄인이 쫓겨난 에덴의 입구를 떠올리며(창 3:24),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의 몸과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음을 나타낸다(마 27:51; 히 10:19–22).

6C.6 번제단 (27:1–8)

성막 뜰 입구 가까이에 놓인 놋 번제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제물이 대신 죽고 피가 흘려지며 온전한 헌신이 표현된다. 제단 자체가 자동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제도를 통해 백성을 만나셨다. 모든 제사는 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본다(히 10:1–14).

6C.7 성막 뜰 (27:9–19)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인 뜰은 성막과 진영을 구분하며 동쪽에 입구를 둔다. 모든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경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임재에 질서 있게 접근해야 함을 가르친다.

6C.8 등불을 밝힐 기름 (27:20–21)

백성은 감람을 찧어 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돌봐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빛을 지속하는 일에는 공동체의 예물과 제사장의 꾸준한 섬김이 함께 필요했다.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타오르는 한 불꽃보다 정해진 때마다 충실히 관리되는 지속적인 예배를 뜻한다.

6C.9 제사장의 의복 (28:1–43)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는다. 에봇의 두 호마노와 흉패의 열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대제사장이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나타낸다(28:9–12, 29).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수단이지만 정확한 모양과 사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관의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다. 아론은 거룩한 물건과 관련된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며, 속옷은 몸을 가려 거룩한 곳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28:36–43). 화려한 옷이 아론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거룩과 대표 직분을 드러낸다. 참된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자기 의로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

6C.10 제사장 위임식의 개요 (29:1–9)

아론과 아들들은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관유를 받아 제사장으로 위임된다. 그들이 스스로 직분을 취하거나 본래 거룩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부어 섬기게 하신다. 이후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실패는 그의 직분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6C.11 속죄제로 드리는 수송아지 (29:10–14)

아론과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 그들의 죄를 대표하여 속죄제가 드려진다. 제사장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히 7:26–28).

6C.12 첫째 숫양을 번제로 드림 (29:15–18)

첫째 숫양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번제가 된다.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 직분과 생명 전체가 하나님께 속함을 나타낸다. 위임은 명예를 얻는 의식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6C.13 둘째 숫양의 피와 위임식 (29:19–21)

위임식 숫양의 피는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일을 행하며, 그분의 길로 걸어야 하는 제사장의 전인적 헌신을 상징한다. 피와 관유를 옷에 뿌려 그들과 의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이 자기 성취가 아니라 속죄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주어짐을 보여 준다.

6C.14 둘째 숫양의 나머지 부분을 드림 (29:22–26)

숫양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떡을 제사장들의 손에 놓아 흔들어 드린 뒤 제단에서 불사른다. ‘위임’이라는 말에는 손을 채운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손에 섬길 직무와 제물을 맡기신다. 가슴은 요제로 드린 뒤 모세의 몫이 된다. 예배의 각 부분은 인간의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른다.

6C.15 제사장의 몫과 의복에 관한 규례 (29:27–30)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정당한 몫이 되고, 아론의 거룩한 옷은 후임 아들에게 이어진다. 제사장직은 개인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와 세대를 위해 맡겨진 직분이다. 후임자는 이레 동안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며 같은 거룩한 책임을 이어받는다.

6C.16 위임식 제물을 먹는 규례 (29:31–34)

아론과 아들들은 거룩한 곳에서 위임식 숫양과 떡을 먹는다. 속죄와 위임에 참여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두지 않고 불사른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식사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과 언약적 교제에 참여함을 나타내지만, 거룩한 것을 일상 음식처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6C.17 제사장 위임식의 요약 (29:35)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절차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하루의 감정적 결단으로 직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기간과 질서를 거쳐 구별된다. 반복은 불필요한 형식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가르친다.

6C.18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 (29:36–37)

이레 동안 매일 수송아지로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 지극히 거룩하게 해야 한다.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인 제단 자체도 먼저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했다. 거룩함은 물건에 본래 들어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와 구별을 통해 주어진다.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6C.19 날마다 드리는 제사 (29:38–42a)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씩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함께 드린다.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예배가 공동체의 삶을 감싼다. 지속적인 제사는 죄와 헌신의 문제가 한 번의 종교적 열정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 주며,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더욱 바라보게 한다(히 10:11–14).

6C.20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29:42b–46)

모든 성막 규례의 목적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백성을 만나고 자신의 영광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다. 하나님은 회막과 제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다(29:43–45).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선언은 출애굽의 목표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분명히 한다(29:46).

6C.21 분향단의 모양과 위치 (30:1–6)

금으로 입힌 작은 분향단은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 곧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곳 가까이에 둔다. 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가는 예배와 기도를 나타내지만(시 141:2; 계 8:3–4), 분향단 자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술적 도구는 아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향과 때를 따라 섬겨야 한다.

6C.22 분향단을 사용하는 법 (30:7–10)

아론은 아침에 등불을 손질하고 저녁에 밝힐 때 향을 피워 대대로 끊이지 않게 한다. 다른 향이나 번제와 소제를 임의로 드려서는 안 되며, 해마다 속죄의 피로 분향단 뿔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운 기구일수록 인간의 창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정확히 따라야 한다.

6C.23 인구 조사와 속전 (30:11–16)

인구를 조사할 때 스무 살 이상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다. 이것은 돈으로 죄 용서를 사는 제도가 아니라, 계수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의 보호와 속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표다. 부자가 더 내어 생명의 가치를 높이거나 가난한 자가 적게 내어 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한다.

6C.24 놋 물두멍 (30:17–21)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섬기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다.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도 반복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물 자체가 마음의 죄를 없애지는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이 필요함을 몸으로 가르친다.

6C.25 성막에 사용할 관유의 제조법 (30:22–25)

몰약과 향기로운 재료와 감람유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 거룩한 관유를 만든다. 향품의 정확한 현대 명칭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도와 조성을 정하셨다는 사실이다. 관유는 평범한 화장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는 예식에 사용된다.

6C.26 거룩한 관유의 사용과 오용 (30:26–33)

관유를 성막과 기구, 제단과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한다. 일반 사람이 몸에 바르거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것을 개인의 즐거움이나 종교적 힘을 얻는 수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거룩함은 인간이 소유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상태다.

6C.27 거룩한 향의 제조와 사용 (30:34–38)

향도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로 만들어 지성물로 구별하고 증거궤 앞에서 피운다. 같은 향을 자기 냄새를 즐기려고 만드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예배에서 아름다움과 향기는 선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 소비하면 우상이 된다. 거룩한 예배는 감각적 만족보다 하나님께 속함을 우선한다.

6C.28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심 (31:1–11)

하나님은 브살렐을 이름으로 불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기술을 주신다.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모든 사람도 함께 명령받은 기구와 의복을 만든다(31:1–11). 성령 충만은 여기서 말이나 특별한 황홀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료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숙련된 능력과 충실한 봉사로 나타난다.

이를 모든 뛰어난 기술이 자동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사라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를 계시된 모양대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창조적 기술과 손의 노동도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섬김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사람은 배워 익힌 기술로 책임 있게 참여한다.

6C.29 안식일에 관한 법 (31:12–17)

성막이라는 거룩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어길 수는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언약의 표다(31:13). 성막 건축의 긴 명령이 안식일로 끝나는 것은 창조의 엿새 일과 일곱째 날의 쉼을 반영한다. 거룩함은 더 많은 일을 해내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그분의 시간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안식일 위반에 대한 죽음의 형벌은 구약 언약의 표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행위의 엄중함을 보여 준다. 오늘의 교회가 그 시민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과 성취를 절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쉼을 거부하는 태도는 여전히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6C.30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심 (31:18)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신 뒤 친히 손가락으로 쓴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신다. 두 돌판은 언약의 권위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데 있음을 증언한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백성이 이미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과 인간의 빠른 배반이 극명하게 대조되며 중보와 용서의 필요를 준비한다.






VII. 반역과 언약 갱신, 성막의 완성 (32:1–40:38)


7A. 금송아지 반역과 언약 갱신 (32:1–34:35)

7A.1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32:1–6)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늦어지자 백성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지도자를 대신해 통제할 수 있는 형상을 원했다. 아론은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언한다(32:4).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사람이 만든 형상에 돌렸으므로 첫째와 둘째 계명을 동시에 깨뜨렸다.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하고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 먹고 마시며 뛰논다(32:5–6). 그들은 예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상과 방식과 날짜로 바꾸었다. 금송아지 사건은 열정적인 종교행위가 참된 예배를 보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에 맞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한다.

7A.2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32:7–14)

하나님은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급히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선언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기회를 붙들지 않고 백성을 위해 간구한다(32:7–10). 그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며, 애굽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조롱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해 달라고 구한다(32:11–13).

“나를 말리지 말라”는 말씀과 진멸의 경고는 빈말이나 연극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죄가 받아야 할 심판을 참되게 밝히셨다. 그러나 이 선언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전체를 모두 드러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폐기될 수 없었고, 모세는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칼뱅은 하나님이 여기서 죄가 마땅히 받을 판결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모세를 간절한 중보로 이끄셨다고 설명한다(칼뱅, 출애굽기 32:7–14).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판단을 고치셨거나, 성품과 영원한 계획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다(32:14; 민 23:19; 삼상 15:29). 이는 사람이 경험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실제로 달라진 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전면적 진멸을 거두셨고,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여 백성을 보존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작정을 이루는 수단으로 모세의 기도를 정하셨으므로 그의 중보는 참되고 효과적이었다(칼뱅, 출애굽기 32:12–14; “종교개혁 스터디 바이블”, 출애굽기 32:14 주).

모세의 기도가 효력을 가진 근거도 그의 공로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신실하심이었다. 이 장면은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언약적 수단임을 보여 준다. 동시에 백성을 위해 진노 앞에 선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킨다. 그러나 이어지는 심판이 보여 주듯이, 중보로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은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긍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된다는 뜻이다(32:25–35).

7A.3 모세의 분노와 레위인의 심판 (32:15–29)

모세가 산 아래의 우상숭배를 직접 보고 돌판을 깨뜨린 것은 단순한 분노의 실수가 아니라 백성이 이미 언약을 파괴했음을 상징한다. 그는 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하여 그 우상의 무력함과 죄의 쓰라린 결과를 드러낸다(32:19–20). 아론은 백성의 악함을 탓하고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책임을 피하지만, 본문은 그가 직접 형상을 만들었다고 밝힌다(32:4, 22–24).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외치자 레위 자손이 모이고, 그날 약 삼천 명이 죽임을 당한다(32:26–28). 이 심판은 오늘의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 체결된 직후 공개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반역을 지속한 자들에 대한 신정 공동체의 특별한 판결이다. 하나님이 백성전체를 진멸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해서 죄에 대한 모든 공의로운 형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레위인은 가장 가까운 관계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선했지만, 이 심판 뒤에도 공동체 전체를 위한 더 깊은 속죄가 필요했다.

7A.4 모세의 두 번째 중보와 재앙 (32:30–35)

모세는 백성이 큰 죄를 범했다고 숨김없이 인정하면서,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신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달라고 간구한다(32:31–32). 그는 백성 대신 생명을 내놓으려는 중보자의 마음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죄를 대신 제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며, 정한 날에 그 죄를 심판하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32:33–35).

모세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미리 보여 주지만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자기 생명을 실제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고, 자기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신다(막 10:45; 벧전 2:24). 모세의 간구는 완전한 중보자의 필요를 드러낸다.

7A.5 하나님의 사자와 가나안 정복 약속 (33:1–6)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도록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시지만, 목이 곧은 백성을 길에서 진멸할까 하여 자신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33:1–3). 땅과 승리를 얻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출애굽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은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 낸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장식과 자랑을 벗는 행위는 죄에 대한 애통을 나타내지만,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의 약속에 달려 있다.

7A.6 진 밖의 회막 (33:7–11)

성막이 세워지기 전 모세는 장막을 진 밖에 치고 ‘회막’이라 부른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했고, 모세가 들어가면 구름기둥이 내려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33:7–9). 진 밖이라는 위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서 물러난 위기를 보여 준다. 백성은 각자 장막 문에서 경배한다.

하나님이 모세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33:11, 20). 민수기 12:8이 설명하듯 모세가 수수께끼가 아니라 분명하고 친밀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다. 여호수아가 장막을 떠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 지도자가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7A.7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모세 (33:12–23)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를 함께 보낼지 알려 달라고 하며, 주의 길을 보여 주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응답하신다(33:12–14).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도 보내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참된 표이기 때문이다(33:15–16).

하나님은 모세가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그를 안다고 하시며 요청을 받아들이신다.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구한다(33:17–18). 금송아지라는 거짓 형상을 본 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주권적으로 베푸신다고 말씀하신다(33:19; 롬 9:15).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가렸다가 지나간 뒤 등을 보게 하신다(33:20–23). 이 신인동형적 표현은 하나님께 육체적 손과 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광의 뒤따르는 흔적만 보았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자신을 참으로 계시하시지만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포착할 수는 없다.

7A.8 돌판과 언약을 새롭게 하심 (34:1–28)

모세는 깨뜨린 첫 돌판과 같은 돌판 둘을 직접 다듬어 산에 오른다. 새 돌판에 기록되는 것은 첫 돌판과 같은 말씀이므로, 이것은 다른 언약이나 다른 계명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깨어진 언약을 은혜로 회복하는 일이다.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언약을 깨뜨린 일을 기억하게 하며, 회복된 백성에게도 책임 있는 순종이 요구됨을 보여 준다(스튜어트, 출애굽기 34:1–4).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모세 앞으로 지나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이것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요청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33:13, 18; 34:5–7).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을 눈으로 완전히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이름과 성품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라는 말의 어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어떤 분으로 행동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스튜어트, 출애굽기 34:5–7).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밝히신다(34:6). 여기서 ‘인자’는 언약 관계에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과 충성을,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죽음의 문제까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인자는 단지 수천 명에게만 베푸신다는 뜻보다 수천 세대에 이르도록 지속되는 언약적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마지못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가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결코 무죄한 것으로 넘기지 않으신다(34:7). 이 선언은 구약 전체가 반복하여 붙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시 103:8; 욜 2:13; 욘 4:2; 스튜어트, 출애굽기 34:6–7).

자손 삼사 대까지 죄를 보응한다는 말은 무고한 자녀에게 조상의 죄책을 자동으로 전가한다는 뜻이 아니다(신 24:16; 겔 18:20). 앞 세대의 반역을 다음 세대가 계속 되풀이할 때, 하나님이 각 세대의 같은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경고다. 어느 세대도 조상이 이미 심판받았으므로 자신은 같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없다(스튜어트, 출애굽기 34:7). 그와 대조하여 언약의 사랑은 천대까지 베푸신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서도 풍성히 용서하신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두 성품이 완전하게 만나는 자리다(롬 3:25–26).

모세는 즉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한 없이 함께 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받아 달라고 구한다(34:8–9). 여기서 ‘기업’은 주로 이스라엘이 받을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해 달라는 뜻이다. 모세는 백성이 목이 곧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방금 선포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한다(스튜어트, 출애굽기 34:8–9).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여 시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신다. 이것은 내용을 고친 새 언약도 아니고, 이미 유효한 언약을 단순히 다시 읽어 주는 일도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34:10–11).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날 놀라운 일들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열방에 드러낼 것이다(스튜어트, 출애굽기 34:10–11).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이나 그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의 제단과 주상과 목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하신다(34:12–17). 여호와의 ‘질투’는 불안이나 이기적인 경쟁심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하고 배타적인 언약 사랑이다.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한 경고도 인종을 섞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가정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종교적 경고다(34:15–16; 왕상 11:3–4; 스튜어트, 출애굽기 34:12–16).

무교절, 처음 난 것의 구별, 안식일과 절기, 첫 열매에 관한 명령은 20–23장의 언약을 대신하는 별도의 ‘의식적 십계명’이 아니다. 언약의 첫 부분인 십계명이 새 돌판에 다시 기록되고, 언약 법전 마지막 부분의 대표적인 명령들이 34:12–26에 다시 제시됨으로써 언약 전체가 회복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밭을 갈고 거두는 가장 바쁜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경제적 필요가 예배와 쉼을 밀어낼 수 없음을 가르친다(34:21).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집을 비울 때에도 하나님이 땅을 지켜 주신다는 약속은 순종하는 백성의 현실적인 염려까지 돌보신다는 뜻이다(34:23–24; 스튜어트, 출애굽기 34:17–26).

34:27에서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들’은 언약 규례를 가리키며, 34:28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신 주체는 34:1과 신명기 10:1–4에 비추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모세가 다시 사십 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단지 많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중보와 연결된다(신 9:18, 25; 10:10).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실제 수단이었다(스튜어트, 출애굽기 34:27–28).

7A.9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모세의 얼굴 (34:29–35)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까닭에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지만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백성은 두려워했으나 모세가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34:29–32). 이 광채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거부당했던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이며 말씀의 전달자임을 확증한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시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사실과,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 준다(스튜어트, 출애굽기 34:29–32).

참 하나님을 대표하는 형상은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변화되어 그 영광을 반영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거나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그의 광채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반사된 영광이었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난 뒤에도 남아 백성에게 그분의 임재를 증언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한 뒤 얼굴에 수건을 썼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벗었다. 출애굽기의 직접적인 흐름에서 수건은 모세 자신을 보호하거나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된 영광을 두려워하여 가까이하기 어려워하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수건을 벗고 다시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은 산에서 받은 말씀뿐 아니라 이후 회막에서 받은 말씀도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녔음을 보여 준다(34:33–35; 스튜어트, 출애굽기 34:33–35).

바울은 이 사건을 새 언약의 더 크고 지속적인 영광과 연결한다(고후 3:7–18; 4:6).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참되고 놀라웠지만 일시적이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며, 성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그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지 신비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참된 중보자의 권위,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더 큰 영광을 가리킨다.




7B. 성막 명령의 성취 (35:1–40:38)

7B.1 안식일의 중요성 (35:1–3)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다시 명한다. 불을 피우지 말라는 구체적 명령은 일상적인 생산 활동을 멈추라는 뜻이다(35:3).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의 시간 질서를 어길 구실이 되지 않는다. 순종은 거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한계를 따르는 것이다.

7B.2 성막 재료를 자원하여 드림 (35:4–29)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금과 은과 놋, 실과 가죽과 나무와 보석을 가져오고, 손재주 있는 여인들은 실을 뽑아 드린다. 지도자들도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바친다(35:20–29).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귀금속이 우상에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같은 소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임재의 처소를 만드는 데 드려진다. 회개는 잘못된 대상에 사용하던 삶과 재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실제 변화로 나타난다.

7B.3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숙련된 일꾼들 (35:30–36:7)

모세는 하나님이 브살렐을 이름으로 부르고 성령과 지혜와 기술로 충만하게 하셨으며,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백성에게 알린다(35:30–35). 지혜로운 일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도 일에 참여한다. 은사는 개인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어진다.

백성이 아침마다 가져온 예물이 필요보다 많아지자 일꾼들은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36:3–7). 강요나 부족함이 아니라 용서받은 백성의 넘치는 자원함으로 성막이 세워진다. 지도자는 더 많은 헌금을 끝없이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선언한다.

7B.4 성막과 휘장을 만듦 (36:8–38)

지혜로운 일꾼들은 그룹을 수놓은 휘장과 여러 겹의 덮개, 널판과 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입구 휘장을 명령받은 치수와 재료대로 만든다. 성막은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 주신 모양을 충실히 구현한 거처다. 에덴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움과 접근을 제한하는 휘장이 함께 있어 임재의 복과 거룩의 경계를 동시에 보여 준다.

7B.5 언약궤를 만듦 (37:1–9)

브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금을 입혀 채와 속죄소와 두 그룹을 만든다. 명령 단락과 거의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제작이 계시된 모양과 일치했음을 보여 준다.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놓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정확한 제작조차 하나님이 친히 영광으로 임하실 때 의미를 얻는다.

7B.6 진설병상을 만듦 (37:10–16)

금으로 입힌 상과 고리와 채, 대접과 숟가락과 잔을 만든다. 이 상 위의 떡은 열두 지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임재 가운데 기억하고 먹이시며, 백성은 그 공급에 의존한다.

7B.7 등잔대를 만듦 (37:17–24)

등잔대와 꽃받침과 가지를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한 덩이로 만든다.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지만 제작자의 자유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모양 안에서 사용되었다. 성소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비추며,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음을 보여 준다.

7B.8 분향단을 만듦 (37:25–28)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고 순금으로 입혀 휘장 앞에 놓을 준비를 한다. 향이 계속 올라갈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지만 피의 속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30:10). 기도와 예배도 속죄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7B.9 관유와 향을 만듦 (37:29)

향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거룩한 관유와 정결한 향을 제조한다. 한 절로 짧게 기록되지만 30장의 정해진 배합과 용도를 충실히 실행했다는 뜻이다. 거룩한 재료의 향기와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드려지며 사적 소비를 위해 복제되지 않는다.

7B.10 번제단을 만듦 (38:1–7)

놋으로 입힌 번제단과 뿔, 부속 기구와 운반 채를 명령대로 만든다.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희생의 제단을 만나야 한다. 임재로 향하는 길이 속죄를 통과한다는 배치는 죄인이 희생 없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계속 가르친다.

7B.11 놋 물두멍을 만듦 (38:8)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물두멍과 받침을 만든다. 이 여인들의 정확한 직무는 설명되지 않지만, 그들이 귀한 소유를 자원하여 제사장의 정결을 돕는 기구에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자신을 비추던 거울이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상징을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으나,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이 예배를 위해 참여했음을 보여 준다.

7B.12 성막 뜰을 만듦 (38:9–20)

세마포 포장과 기둥, 놋 받침과 동쪽 문 휘장으로 뜰을 완성한다. 뜰은 진영과 성소 사이에 실제 경계를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입구를 제공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접근을 금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신 한 길을 열어 주신다.

7B.13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결산함 (38:21–31)

레위인이 이다말의 지휘 아래 성막 재료를 계산하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책임 아래 사용된 금과 은과 놋의 양을 기록한다. 은은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의 속전에서 나왔다(38:25–26). 거룩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의 출처와 사용을 모호하게 하지 않는다. 자원한 예물도 책임 있게 계산하고 공개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7B.14 제사장의 의복을 만듦 (39:1–31)

일꾼들은 에봇과 흉패와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를 만들고, 열두 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관에 달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일곱 차례 반복된다(39:1, 5, 7, 21, 26, 29, 31). 제사장의 아름다움과 거룩은 아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입혀 주신 옷과 직분에서 온다.

7B.15 모세가 완성된 성막을 검사함 (39:32–43)

모든 기구와 의복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는지 검사한다. 백성이 그대로 행한 것을 확인한 뒤 그들을 축복한다(39:42–43). 열심과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에 맞는지 점검해야 했다. 금송아지 때 자기 방식으로 예배했던 백성이 이제 명령대로 행하며 축복을 받는다.

7B.16 모세가 성막을 세움 (40:1–33)

하나님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신다. 출애굽의 달력이 시작된 지 약 한 해 만에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된다(12:2; 40:1, 17). 모세는 궤와 휘장, 상과 등잔대,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과 뜰을 차례로 배치하고, 관유로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입혀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 단락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일곱 차례 반복된다(40:19, 21, 23, 25, 27, 29, 32). 일곱의 반복과 첫날, 완성과 뒤따르는 영광은 창조의 완성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서가 세워진 곳에 임재가 머문다. 이것은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을 강제로 불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길에 백성이 순종으로 참여했음을 뜻한다.

7B.17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40:34–38)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40:34–35). 시내산에 나타났던 영광이 이제 이동하는 성막에 머물러 백성과 함께 길을 간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지만 인간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남으신다. 레위기는 이 영광 가운데 죄인이 어떻게 제사와 정결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고,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렀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모든 여정을 인도한다(40:36–38). 출애굽기는 약속의 땅 도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으로 끝난다. 가장 큰 복은 장소나 풍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막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더 충만하게 성취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요 1:14; 히 10:19–22).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다시는 떠남이 없는 새 창조가 완성될 것이다(고전 3:16; 계 21:3).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레위기

성경 해설


레위기를 읽기 전에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며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직접 이어 간다. 여호와의 영광이 완성된 성막을 채우자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는데,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어떻게 계속 거하시며 백성이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출 40:34-35; 레 1:1). 제사·제사장·정결·속죄와 거룩한 삶에 관한 규례를 통해,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몸과 가정과 경제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가르치는 언약의 책이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를 따라 이 책을 ‘바이크라’, 곧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첫 장면은 레위기의 규례가 인간이 만든 종교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밝힌다. 한국어 ‘레위기’는 헬라어 칠십인역의 ‘레위티콘’과 라틴어 명칭을 따른 것으로 ‘레위인에 관한 책’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레위인은 책에서 거의 중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제사장이 집행하고 가르칠 규례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킬 거룩한 삶을 다루므로 제사장만을 위한 전문 지침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레위기는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선언하며, 시내산과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시로 자신을 제시한다(1:1; 7:38; 25:1; 26:46; 27:34). 예수님도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모세가 명한 것’으로 인정하셨고, 바울 역시 레위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의로 인용한다(마 8:4; 롬 10:5). 후대의 보존과 배열 또는 독자를 위한 작은 설명 가능성이 모세의 실질적인 저작 권위와 시내산 기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레위기를 서로 다른 시대의 제사장 집단이 포로기 이후 만들어 낸 법전으로 환원하는 비평적 견해는 책 자체와 정경의 증언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핵심 규례는 출애굽 제2년 성막이 세워진 뒤 시내산을 떠나기 전의 짧은 기간에 주어졌다(출 40:17; 민 1:1).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바다의 구원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죄와 우상숭배의 위험을 지닌 백성이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므로 죄와 부정은 개인의 사적 문제를 넘어 성소와 공동체를 더럽히고 임재를 위협했다. 첫 독자인 광야 공동체는 가나안의 종교와 생활 방식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와 제사장직, 정결과 절기,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배워야 했다. 레위기는 구원을 얻을 공로를 쌓게 하려는 책이 아니라, 이미 구속되고 언약 안에 세워진 백성이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고든 J. 웬함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7장은 번제·소제·화목제·속죄제·속건제와 그 집행 규례를, 8–10장은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 및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을 다룬다. 11–15장은 음식·출산·피부 질환·유출에 따른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설명하며, 16장은 대속죄일에 성소와 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중심 장면이다. 17–20장은 피와 제사, 성과 가족, 이웃 사랑을 포함한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21–22장은 제사장과 제물의 거룩을, 23–25장은 절기·안식년·희년과 땅의 질서를 제시한다. 26장은 언약의 복과 저주 및 회복의 가능성을, 27장은 서원과 봉헌을 다룬다. 원문 해설이 강조하듯 이 구조의 신학적 중심에는 속죄일이 있으며, 속죄받은 백성의 거룩이 성소에서 일상과 땅 전체로 확장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레위기의 중심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이다(11:44-45; 19:2).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위엄과 도덕적 완전함이며,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성품과 질서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은 의식의 정확성에 머물지 않는다. 레위기 19장은 제사와 안식일을 부모 공경, 가난한 자를 위한 이삭 남기기, 정직한 재판과 품삯, 장애인 보호, 이웃과 거류민 사랑과 한데 묶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레위기 안에서 이미 예배와 사회 윤리를 통합한다(19:18, 34).

제사는 하나님의 호의를 사는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허락하신 접근과 속죄의 길이다. 번제·소제·화목제·속죄제·속건제는 속죄와 헌신, 감사와 교제, 죄와 부정의 정결, 손해의 배상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 준다. 피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제단에서 속죄하도록 주신 것이므로, 죄 사함은 값싼 묵인이 아니라 대리적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17:11).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출애굽의 은혜를 지우고 행위 공로로 영생을 사는 공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길을 말하는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불순종은 완전한 순종과 더 나은 속죄의 필요를 드러낸다(18:5; 롬 10:5; 갈 3:12).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레위기는 출애굽으로 세우신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막 중심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백성을 가르친다(10:10-11). 안식년과 희년은 땅과 시간과 재산과 이스라엘 자신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구속받은 백성이 다시 영구적인 종살이와 탐욕의 질서로 돌아가서는 안 됨을 선언한다(25장). 그러나 반복되는 제사와 속죄일은 죄 문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언약의 복과 저주 뒤에도 회개하는 백성을 기억하실 약속은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삭·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26:40-45).




8. 그리스도와 복음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제사와 제사장직과 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으로 사용한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해야 했고 죽음 때문에 직분을 계속할 수 없었지만, 죄 없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물이시다(히 7:23-28; 9:11-14; 10:1-14). 속죄일의 피와 죄를 지고 진 밖으로 나가는 염소는 죄책과 부정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보여 주며,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레 16:20-22; 히 13:11-12). 복음은 거룩의 요구를 낮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며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으로 빚는다.




9. 읽는 방법

레위기를 폐지된 종교 의식의 목록으로 건너뛰거나, 반대로 제물의 모든 부분과 숫자와 동작에 임의의 기독교적 상징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먼저 각 규례가 이스라엘의 성막·언약·땅이라는 문맥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며 신약이 어떤 원리를 재확인하는지 물어야 한다(고든 J. 웬함, 『레위기』 서론). 동물 제사와 아론 제사장직, 음식과 의식적 정결의 경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국가의 형벌을 교회가 그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죄의 심각성, 대속의 필요, 성적 순결, 정직과 배상,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향한 사랑은 새 언약 백성에게도 지속되는 신학적·도덕적 원리다.

레위기의 성 규례를 현대 문화의 욕망에 맞추어 폐기해서도 안 되고, 특정 죄인만 골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성경 전체의 창조 질서와 신약의 재확인을 따라 성적 거룩을 가르치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화가 필요한 죄인임을 함께 고백해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신성모독자의 심판은 인간이 예배를 마음대로 설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경고하지만, 현대 교회가 옛 언약의 국가적 형벌을 집행할 권한을 준 본문은 아니다. 희년 역시 현대 경제 제도 하나와 곧바로 동일시하기보다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며 가난과 영구적 예속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원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

<특별 주제: 정결·부정과 몸의 의미>

레위기의 ‘부정’은 언제나 개인의 도덕적 죄를 뜻하지 않는다. 출산, 정상적인 몸의 유출, 시체 접촉처럼 그 자체로 죄가 아닌 상태도 사람을 일정 기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하여 성소 접근을 제한했다. 정결한 것은 일상 영역에 속하여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고, 거룩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영역이므로 ‘정결=의로움’, ‘부정=도덕적 악’, ‘거룩=건강’으로 단순 등치할 수 없다(레 10:10; 존 E. 하틀리, 『레위기』). 이 규례들은 죽음과 생명의 상실, 경계의 손상과 온전함을 가시적으로 가르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했다.

따라서 피부 질환을 현대의 한센병과 무조건 동일시하거나 질병·장애·출산을 개인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의학적 치료자라기보다 공동체와 성소의 경계를 판정하는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배제된 이들을 만지시되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이기는 새 창조의 정결을 가져온다(막 1:40-45; 5:25-34). 신약에서 음식과 의식적 경계는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법으로 유지되지 않지만, 몸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존중하고 죄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진리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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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사법 (1:1–7:38)


1A. 백성에게 주신 제사 지침 (1:1–6:7)

1A.1 온전한 헌신과 속죄를 위한 번제 (1:1–17)

성막을 완성한 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1:1).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영광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가까이 올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예물”은 강제로 빼앗기는 물건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는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다.

번제물은 소나 양과 염소 가운데 흠 없는 수컷이어야 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었다.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직접 잡았다. 안수는 제물과 예배자의 관계를 나타내며, 제물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도록 받아들여졌음을 보여 준다(1:4). 제물 전체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다는 점에서 번제는 속죄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표현했다.

번제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대신 주어지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 제사가 기계적으로 용서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막 10:45; 엡 5:2; 벧전 1:18–19).

1A.2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충성의 소제 (2:1–16)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사용했다. 제사장은 그중 기념물 한 움큼을 제단에서 불살랐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구운 떡이나 철판에 부친 것, 솥에 삶은 것도 드릴 수 있어 여러 형편의 사람이 일상의 양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누룩과 꿀은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았지만 모든 소제에는 소금을 넣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2:13)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언약 관계를 일깨운다. 첫 이삭을 볶아 드리는 규례도 수확과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했다. 소제는 단순한 식물성 속죄제가 아니라 감사와 충성,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는 봉헌의 성격이 강하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1A.3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화목제의 식사 (3:1–17)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수컷과 암컷 모두 가능했지만 흠이 없어야 했다.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 등 가장 귀한 부분은 여호와께 불살랐다.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와 그의 가족이 함께 먹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속죄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교제를 누리는 감사의 잔치였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3:16)이며 피도 먹지 말아야 했다(3:17).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몫을, 피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식탁에서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했다. 화목제의 공동 식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언약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1A.4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속죄제 (4:1–5:13)

속죄제는 실수나 알지 못함 가운데 계명을 어긴 뒤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드렸다.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 온 회중, 지도자, 일반 백성의 경우에 따라 제물이 달랐다. 책임과 대표성이 클수록 더 값진 제물이 요구되었고, 피를 처리하는 장소도 성소에 더 가까웠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의 피는 성소 안 휘장 앞과 향단 뿔에 바르고,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피는 번제단 뿔에 발랐다.

이 제사는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의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를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속죄제’라 부르지만 ‘정결제’라는 의미도 함께 살려야 한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므로 죄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성소를 더럽힌다. 반복되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4:26, 31, 35; 5:10, 13)는 약속은 용서가 제물 자체의 마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에 달렸음을 밝힌다(웬함, Leviticus, 4:1–5:13).

5장에는 증언하지 않은 죄, 부정한 것에 접촉한 일, 경솔한 맹세가 포함된다. 깨달은 사람은 죄를 자복해야 했다(5:5). 양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둘기를, 그것도 어려우면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었다. 피 없는 곡식 제물이 허용된 것은 속죄의 효력이 제물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에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민수기 15:30–31이 말하는 완고하고 고의적인 반역에는 이 제사를 안전장치처럼 이용할 수 없었다.

1A.5 손해를 바로잡는 속건제 (5:14–6:7)

속건제는 ‘성물’에 손해를 끼쳤거나 이웃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등 보상할 수 있는 잘못을 다룬다. 범한 손해를 갚고 그 값의 오분의 일을 더한 뒤 흠 없는 숫양을 드려야 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그대로 남겨 둘 수 없었다.

성물에 대한 잘못과 이웃에 대한 거짓말이 모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로 묘사된다(5:15; 6:2). 사람에게 저지른 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동시에 제사만 드리고 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회개가 실제적인 책임을 포함함을 보여 준다. 속건제는 용서와 회복, 예배와 사회적 정의를 분리하지 않는다.




1B.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 지침 (6:8–7:38)

1B.1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 (6:8–13)

이제 초점이 예배자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옮겨 간다. 번제물은 밤새 제단 위에 있어야 했고 불은 계속 타올라야 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재를 제단 곁에 두었다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옮겼다. 거룩한 일을 다룰 때는 재를 처리하는 일까지 구별되어야 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6:13)는 명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인간의 편의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불을 곧바로 신자의 열정에 비유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했다는 본래 의미를 먼저 보아야 한다.

1B.2 제사장이 다루는 소제 (6:14–18)

소제 가운데 기념물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뜰의 거룩한 곳에서 누룩 없이 먹었다.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제사장의 몫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식탁에서 나누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었다.

거룩한 제물에 접촉하는 것은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었다. “이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리라”(6:18)는 표현은 거룩이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생기는 객관적인 상태임을 보여 준다. 제사장은 그 거룩함을 보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방식에 따라 먹어야 했다.

1B.3 제사장 위임 때 드리는 소제 (6:19–23)

아론과 그의 후손이 기름부음을 받아 직무를 시작하는 날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소제로 드려야 했다. 일반 소제와 달리 이것은 제사장이 먹지 않고 전부 불살랐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수혜자이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임을 나타낸다.

1B.4 속죄제의 거룩함과 처리 (6:24–30)

속죄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았고 지극히 거룩하게 다루었다. 피나 고기가 닿은 옷과 그릇까지 정결하게 처리해야 했다.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속죄제는 먹지 않고 불살랐지만, 그렇지 않은 제물은 집례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행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몫에 참여했다. 10장에서 모세가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노한 이유도 이 규례를 배경으로 해야 이해할 수 있다.

1B.5 속건제와 제사장의 몫 (7:1–10)

속건제도 지극히 거룩했으며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기름은 하나님께 불사르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번제의 가죽과 화덕이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는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아갔고, 기름 섞은 소제나 마른 소제는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었다.

이 규정은 제사장의 생계를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 공급하셨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몫은 사유화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거룩한 직무에 딸린 선물이었다. 제사장은 백성의 예물을 이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관리하는 종이었다.

1B.6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 (7:11–36)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뉜다. 감사제는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누룩 있는 떡도 드렸고 그 고기를 당일에 먹어야 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야 했다. 정한 기간을 넘긴 고기는 제물로 인정되지 않았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었다.

기름과 피는 먹지 않았고, 가슴은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오른쪽 넓적다리는 들어 드리는 거제로 제사장에게 주었다. 나머지는 예배자와 공동체가 함께 먹었다. 화목제는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약속을 지키며 공동체와 평화를 나누는 식사였다. 그러나 기쁨의 잔치도 거룩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

1B.7 다섯 제사 규례의 결론 (7:37–38)

결론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를 함께 요약한다. 이 규례들은 사람이 스스로 고안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예배의 길이었다. 1–5장은 예배자가 무엇을 가져오고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6–7장은 제사장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어디서 먹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섯 제사는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여러 의미를 함께 보여 준다. 속죄와 정결, 온전한 헌신, 감사와 교제, 손해의 회복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했다. 이 다양한 제사가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십자가가 얼마나 충만한 구원을 이루었는지를 드러낸다(히 10:10–14).




[부록] 다섯 가지 제사 한눈에 보기




1. 번제(1:1–17; 6:8–13)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 흠 없는 소나 양·염소의 수컷 또는 형편에 따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린다.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직접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제단에서 불사른다. 예배자를 위한 속죄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을 함께 나타낸다(1:4, 9).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유지하며, 가죽은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다(6:9, 12–13; 7:8). 공동체의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렸다(민 28:3–4).




2. 소제(2:1–16; 6:14–23)

자원하여 드리는 곡식 제사로, 고운 가루와 기름을 기본으로 하며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부치고 솥에 삶은 것도 드릴 수 있다. 보통 유향을 더하고, 누룩과 꿀은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으며 소금은 반드시 넣는다(2:1–2, 11–13). 제사장은 기념물 한 움큼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를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 때 드리는 소제는 전부 불사르고 먹지 않는다(6:20–23). 소제는 일상의 양식과 노동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감사와 충성의 예물이며, 번제와 함께 정기적으로 드려지기도 했다(민 28:4–5).




3. 화목제(3:1–17; 7:11–36)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 소나 양은 암수 모두 가능하고 염소도 드릴 수 있으나 흠이 없어야 한다. 예배자가 안수하고 잡으면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불사른다.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며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먹는다(7:28–34). 감사제의 고기는 당일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한다(7:15–18). 다섯 제사 가운데 일반 예배자가 제물의 식사에 참여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사와 화목과 공동체의 기쁨을 나타낸다.




4. 속죄제 또는 정결제(4:1–5:13; 6:24–30)

주로 부지중에 범한 죄나 의식적 부정을 처리하기 위한 의무 제사다.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은 수송아지, 지도자는 숫염소, 일반 백성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 그것도 어려우면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다(5:7, 11).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물의 피는 휘장 앞과 향단 뿔에,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른다.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제물의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그렇지 않은 제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6:26, 30).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5. 속건제 또는 배상제(5:14–6:7; 7:1–10)

성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의 재산을 속이는 등 보상할 수 있는 죄를 위한 의무 제사로, 흠 없는 숫양을 드린다. 손해를 입힌 원금을 갚고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하므로, 제사가 실제 배상을 대신하지 않는다(5:15–16; 6:4–5).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며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속건제는 사람에게 끼친 손해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이며, 용서에는 잘못된 관계와 손해를 바로잡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제사 순서와 참여를 비교하면 번제는 제물 전부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일부는 제사장이 먹으며, 화목제에는 예배자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다. 피는 모든 동물 제사에서 하나님께 돌리고 결코 음식으로 먹지 않는다. 이 차이는 다섯 제사가 같은 일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속죄, 정결, 배상, 헌신, 감사와 교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가르쳤음을 보여 준다.






II. 제사장 직분의 제정 (8:1–10:20)


2A.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 (8:1–36)

2A.1 씻김과 의복과 기름부음 (8:1–13)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주신 제사장 위임 명령을 그대로 실행한다. 모세는 온 회중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혔다. 아론에게 속옷과 띠와 겉옷, 에봇과 흉패와 관을 갖추어 입힌 것은 제사장 직분이 개인의 선택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별에 근거함을 나타낸다.

모세는 관유로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일곱 번 뿌렸다. 이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정해진 옷을 입혔다.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었던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의 흠 없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모세의 중보에 따른 은혜였다. 그러나 은혜로 세워진 직분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정확히 순종해야 했다.

2A.2 위임을 위한 세 가지 제사 (8:14–30)

위임식에는 속죄제의 수송아지, 번제의 숫양, 위임식의 숫양이 차례로 드려졌다. 먼저 제단을 정결하게 한 뒤 번제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위임식 숫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그들의 듣는 일과 행하는 일과 걷는 길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다.

모세는 관유와 제단의 피를 제사장들과 그 옷에 뿌려 거룩하게 했다. 피와 기름은 속죄와 구별이 함께 필요함을 보여 준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신부터 속죄받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 이 절차가 14장에서 정결해진 피부 질환자의 귀와 손과 발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과 닮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2A.3 칠 일 동안의 위임 절차 (8:31–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제물의 고기와 떡을 회막 문에서 먹고 칠 일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아야 했다. 위임은 하루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칠 일 동안 계속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는 표현이 여섯 번 반복되어(8:9, 13, 17, 21, 29, 36) 제사장 직분의 기준이 인간의 창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한다.

“죽지 않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8:35)는 경고는 다음 장들의 사건을 준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특권에는 말씀대로 섬겨야 할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2B. 아론이 처음으로 드린 제사 (9:1–24)

2B.1 백성을 위해 드린 첫 제사 (9:1–21)

여덟째 날에 아론은 공식적인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뒤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다. 대제사장도 죄인이므로 백성을 중보하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했다. 이 점에서 죄가 없으시며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었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분명히 구별된다(히 7:26–27).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9:4, 6)고 약속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기술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속죄와 헌신과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

2B.2 여호와의 영광과 제단의 불 (9:22–24)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들이셨다는 가시적인 표지였다. 백성은 큰 소리를 내며 엎드렸다.

이 불은 이어지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의도적으로 대조된다. 같은 거룩한 불이 순종 가운데 드린 제물을 받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제사장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룩한 현실이다.




2C.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 (10:1–20)

2C.1 다른 불과 두 제사장의 죽음 (10:1–7)

나답과 아비후는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렸다. 본문은 그들의 모든 동기를 설명하지 않는다. 술에 취했거나 정해지지 않은 시간과 방식으로 분향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확정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삼켜졌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10:3)는 말씀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거룩하심을 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웬함, Leviticus, 10:1–7). 아론이 잠잠한 것은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남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떠나 공개적으로 상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의 진노를 애통해야 했다.

2C.2 제사장의 분별과 가르치는 책임 (10:8–11)

여호와께서 드물게 모세를 통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다. 이 명령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원인을 직접 밝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직무에는 맑은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제사장의 핵심 임무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10:10–11).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기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언약의 교사였다. 이 두 구절은 이어지는 11–15장의 정결 규례를 여는 문과 같다.

2C.3 거룩한 제물과 아론의 해명 (10:12–20)

모세는 남은 소제와 화목제의 몫을 규례대로 먹으라고 명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숫염소가 이미 불살라졌음을 알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했다. 그 고기는 성소 안으로 피를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6:26, 30).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바로 그날 자신들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일이었겠느냐고 해명했다(10:19). 모세는 이 말을 옳게 여겼다. 본문은 하나님의 법을 편의대로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론이 규례의 목적과 자신들의 엄중한 처지를 경외함으로 숙고했고, 모세가 그 해명을 받아들였음을 보여 준다. 문자적 절차와 거룩한 목적을 서로 떼어 놓지 않는 신중한 분별이 필요했다.






III. 부정과 그 처리 (11:1–16:34)


3A.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1–47)

3A.1 땅과 물과 하늘의 생물을 구별함 (11:1–23)

11장은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을 구별한다. 땅의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두 조건을 갖추어야 했고, 물의 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했다. 새와 날개 달린 곤충은 허용되거나 금지된 종류가 열거된다. 이 구별은 동물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구별하신 사실을 매일의 식탁에서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표지였다(11:44–47; 20:24–26).

구별의 정확한 기준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건강을 위한 위생 규정, 이교 제의와의 단절, 동물이 나타내는 도덕적 상징,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등이 제시되어 왔다. 본문의 모든 사례를 한 가지 원리로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 영역에서 정상적인 이동 방식과 온전한 특징을 갖춘 생물이 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거룩과 온전함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도 하나님의 명시적인 구별 명령을 대신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웬함, Leviticus, 11:1–23).

3A.2 사체 접촉으로 생기는 부정 (11:24–40)

먹을 수 없는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했고, 사체를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했다. 기는 동물의 사체가 그릇이나 화덕에 떨어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졌고, 씻을 수 없는 질그릇은 깨뜨려야 했다. 정한 짐승도 자연사하거나 찢겨 죽은 경우 그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졌다.

이 부정은 접촉한 사람이 도덕적 범죄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사체는 죽음의 영역에 속하며 생명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양립할 수 없었다. 부정이 사람과 물건으로 옮겨지는 규례는 죽음의 영향력이 일상 안에 널리 퍼져 있음을 가시적으로 가르쳤다. 샘이나 많은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았고, 마른 씨앗도 예외였다는 세부 규정은 정결법이 무질서한 공포가 아니라 정해진 경계와 판정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3A.3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되는 구별 (11:41–47)

땅에 기어 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결론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11:44)는 명령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다(11:45). 거룩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과 응답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음식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가르치셨고(막 7:14–23),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행 10:9–16).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음식 목록을 언약 규정 그대로 지킬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며 삶의 평범한 영역까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신학적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




3B. 출산 후의 정결 규례 (12:1–8)

3B.1 출산으로 생긴 부정과 정결 제사 (12:1–8)

산모는 남아를 낳으면 칠 일 동안 부정하고 이어 삼십삼 일 동안 성물과 성소에서 떠나 있었으며, 여아를 낳은 경우 그 기간이 두 배였다. 기간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 곧 정결제를 드렸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양 대신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규례를 따랐다(눅 2:22–24).

출산이나 아이가 죄악되기 때문에 산모가 부정해진 것이 아니다. 본문은 산혈과 정결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12:4, 7). 피의 유출은 생명력의 상실과 관련되므로 성소 접근을 잠시 제한했다. 남녀에 따른 기간 차이의 이유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으므로 여성이나 여아의 가치가 낮다는 결론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 의식적 부정과 도덕적 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정결 제사는 산모를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예배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절차였다(웬함, Leviticus, 12:1–8).




3C. 피부와 옷에 나타난 심각한 질환의 판정 (13:1–59)

3C.1 피부 질환을 판정하는 원칙 (13:1–44)

전통적으로 ‘나병’이라 번역한 히브리어 ‘짜라아트’는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피부에 생긴 여러 심각한 증상뿐 아니라 옷과 집에 번지는 현상에도 같은 말이 사용된다. 제사장은 의사처럼 병을 치료하거나 병의 원인을 추정하지 않았다. 색, 깊이, 털의 변화, 번짐을 살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정했다.

판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칠 일 동안 격리한 뒤 다시 살폈고, 필요하면 다시 칠 일을 기다렸다. 조급하게 부정 판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와 성소를 보호하는 절차였다. 오래되고 심각한 피부 손상은 몸의 온전함이 깨진 상태를 나타냈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아니었다. 미리암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질병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민 12:9–15), 모든 질환을 개인적인 죄의 직접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C.2 부정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격리 (13:45–46)

부정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다. 그는 병이 지속되는 동안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다. 이는 공동체의 조롱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부정이 성소와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고 경계를 알리는 조치였다.

그러나 그 고립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막 1:40–45).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과 생명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 그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회복된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길도 존중하셨다.

3C.3 옷과 가죽에 생긴 질환의 판정 (13:47–59)

옷이나 가죽에 푸르거나 붉은 얼룩이 나타나면 제사장이 칠 일 동안 보관하며 번지는지 살폈다. 악성으로 판정되면 불태웠고, 번지지 않으면 빨아서 다시 검사했다. 오염된 부분만 찢어 낼 수 있는 경우와 전체를 없애야 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이 규례는 부정의 문제가 사람의 몸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활 환경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손상된 물건을 무조건 폐기하지 않고 관찰과 세척과 재검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거룩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파괴를 막는 신중함이 드러난다.




3D. 질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 (14:1–57)

3D.1 회복된 사람의 정결 의식과 제사 (14:1–32)

증상이 나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 회복을 확인했다.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니라 정결을 선포하여 공동체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판정자였다. 살아 있는 새 두 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사용해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피를 묻혀 들로 놓아주었다. 죽음에서 풀려나 새 생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복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며 몸을 씻은 뒤 진영에 들어왔지만, 장막 밖에서 칠 일을 더 기다렸다. 여덟째 날에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렸다. 속건제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절차는 제사장 위임식과 닮았다(8:23–24). 오랫동안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졌던 사람을 온전한 참여자로 다시 세우는 엄숙한 회복 의식이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제물의 수를 줄여 비둘기를 드리게 했지만 속건제의 어린양은 유지되었다. 경제적 형편이 정결과 예배 복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도 의식의 핵심은 보존했다.

3D.2 집에 생긴 오염의 판정과 정결 (14:33–57)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오염이 생길 경우에도 제사장이 판정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 집에 그런 현상을 두신다고 표현한다(14:34). 이는 모든 곰팡이가 개별 죄에 대한 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집과 땅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정결의 질서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집 안 물건이 불필요하게 부정해지지 않도록 검사 전에 비우게 했고, 오염된 돌과 흙만 먼저 제거했다. 다시 번지면 집 전체를 헐어 진영 밖 부정한 곳에 버렸다. 번지지 않으면 두 새로 정결 의식을 행했다. 단계적인 관찰과 최소한의 제거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과정은 거룩을 위한 엄격함과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신중함을 함께 보여 준다.




3E. 몸의 유출로 생기는 부정 (15:1–33)

3E.1 남자의 유출과 정결 (15:1–18)

15장은 남녀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비정상적 유출과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다룬다. 남자의 지속적인 유출은 그가 눕거나 앉은 자리와 접촉한 사람에게까지 부정을 옮겼다. 유출이 멎은 뒤 칠 일을 기다리고 옷을 빨며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은 다음, 여덟째 날 비둘기 두 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정상적인 사정이나 부부관계도 저녁까지 의식적 부정을 가져왔지만 제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성 자체를 죄악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생명과 관련된 체액의 배출은 일시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성소 접근을 제한했다.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되,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도덕적 범죄로 정죄하지 않았다.

3E.2 여자의 유출과 정결 (15:19–30)

여자는 월경 기간 칠 일 동안 부정했고, 그가 눕거나 앉은 곳과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했다. 월경 기간이 아닌데 피가 계속 흐르는 경우에는 유출이 지속되는 동안 부정했고, 멎은 뒤 칠 일을 세어 여덟째 날 제사를 드렸다. 복음서의 혈루증 여인이 열두 해 동안 겪은 사회적·종교적 고립은 이 규례를 배경으로 할 때 더 분명해진다(막 5:25–34).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부정이 그에게 옮겨 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능력으로 여인이 나았다. 예수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딸”이라 부르며 몸의 치유뿐 아니라 믿음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확인하셨다. 이 사건은 레위기의 정결 질서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바라보던 생명과 온전함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음을 보여 준다.

3E.3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결론 (15:31–33)

정결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15:31). 부정한 상태 자체와 그 상태를 무시하고 성소에 접근하는 죄를 구별해야 한다.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부정해질 수 있었지만, 정결 절차를 무시하여 성막을 더럽히는 것은 언약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11–15장의 규례는 죽음과 손상과 유출의 영향이 몸과 옷과 집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16장의 속죄일을 준비한다. 개인들이 정결 절차를 지켜도 한 해 동안 쌓인 부정이 성막을 오염시킬 수 있었기에 성소 전체를 위한 정결이 필요했다.




3F. 성막과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일 (16:1–34)

3F.1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와 두 염소 (16:1–10)

속죄일 규례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시작한다(16:1). 아론은 아무 때나 휘장 안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도 몸을 씻고 화려한 대제사장 예복 대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자신과 집안을 위한 수송아지와 번제의 숫양을 준비해야 했다.

백성을 위해서는 숫염소 두 마리를 세우고 제비를 뽑았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다. 아사셀이 장소인지 광야의 존재를 가리키는지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본문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두 염소가 함께 속죄의 두 측면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한 염소의 피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살아 있는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긴다. 불확실한 어원에 지나친 교리를 세우기보다 이 의식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하틀리, Leviticus, 16:1–10).

3F.2 대제사장과 백성과 성소를 위한 속죄 (16:11–22)

아론은 먼저 자신의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다. 제단의 불과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 죽음을 면하고,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일곱 번 뿌렸다. 이어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도 같은 방식으로 뿌렸다.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에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성을 중보할 수 없었다.

속죄일의 중요한 목적은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더러워진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16:16, 19). 하나님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므로 성소가 오염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떠나시기보다 속죄의 길을 정하여 임재를 지속하셨다. 이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여 준다. 속죄는 죄인의 감정만 씻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그 뒤 아론은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죄와 죄를 고백하여 그 머리에 두었다. 염소는 그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다(16:21–22). 피 흘린 염소가 성소를 정결하게 했다면 살아 있는 염소는 죄가 백성에게서 제거되어 멀리 옮겨졌음을 눈에 보이게 했다. 전가와 제거가 한 속죄 사건 안에 결합되어 있다.

3F.3 속죄 의식의 마무리 (16:23–28)

아론은 회막에서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은 뒤 평상시 제사장 옷을 입고 자기와 백성의 번제를 드렸다. 속죄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살랐고, 수송아지와 염소의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태웠다.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과 속죄제물을 태운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속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생겼다는 사실은 옛 제도가 완전한 종착점이 아님을 보여 준다. 제사장과 제물과 집행자가 모두 정결 절차를 필요로 했다. 히브리서는 이 한계를 배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포한다(히 9:11–14; 10:11–14).

3F.4 해마다 지킬 영원한 규례 (16:29–34)

속죄일은 일곱째 달 십일에 지켰다.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했다. 여기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과 겸비를 포함한다. 이날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었고, 백성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에 의존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16:30)는 말씀이 의식의 목적을 요약한다. 이 속죄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으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한 번 드려 반복될 필요 없는 속죄를 이루셨다(히 7:27; 9:12).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은 인간의 정결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다(히 10:19–22).






IV.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 (17:1–27:34)


4A. 제물과 음식에 관한 기본 원칙 (17:1–16)

4A.1 제사는 오직 여호와께 드림 (17:1–9)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회막 문으로 가져와 화목제물로 드려야 했다. 이는 일상적인 도축까지 모두 여호와의 주권 아래 두고, 들에서 ‘숫염소들’에게 제사하던 우상숭배를 끊기 위한 규례였다(17:7).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일반 도축이 허용된 것과 비교하면(신 12:15, 20–22), 이 명령은 특히 광야 진영의 상황에 맞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사할 짐승을 회막 밖에서 잡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피 흘린 죄를 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며, 이스라엘은 고기를 얻는 행위조차 우상에게 돌리거나 생명을 가볍게 다룰 수 없었다. 본토인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사람도 제사는 오직 회막 문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다.

4A.2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먹지 말라 (17:10–16)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며, 하나님이 그 피를 제단에 주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17:11, 14; 창 9:4). 피에 독립적인 마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대표하는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지정하셨다. 그러므로 피는 인간이 자기 생명을 더하려고 취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생명의 표지였다(웬함, Leviticus, 17:10–16).

사냥한 짐승의 피도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했다. 스스로 죽거나 들짐승에게 찢긴 동물을 먹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저녁까지 부정했다. 이런 규례는 생명을 존중하고 성소의 정결을 지키는 한 원리로 연결된다.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고 이 배경을 요약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가 가리키던 속죄를 완성했다고 설명한다.




4B. 성생활에 관한 기본 원칙 (18:1–30)

4B.1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18:1–5)

18장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 선언으로 시작한다(18:2, 4). 이스라엘은 떠나온 애굽의 풍속이나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했다. 그들의 윤리 기준은 주변 문화의 관습이나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18:5)는 말씀은 율법을 완벽히 지켜 출애굽의 구원을 사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생명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길을 말한다. 동시에 죄인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의 필요를 드러낸다(롬 10:5; 갈 3:12).

4B.2 금지된 성관계와 가정의 경계 (18:6–23)

본문은 가까운 혈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고모와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등 가정 안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사적 결합이 아니라 친족 관계 전체에 새로운 책임과 금지선을 만든다. 여기서 “하체를 범한다”는 표현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가리킨다.

이어서 월경 중 관계, 간음,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를 금지한다. 몰렉 숭배가 성 규례 사이에 놓인 것은 몸과 자녀와 생명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며 가나안의 우상숭배와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본문은 고대 문화의 관습을 단순히 묘사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증한 일”로 판단한다. 신약도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와 동성 성행위를 죄로 다루므로(고전 5:1; 6:9–11; 10:7–8; 롬 1:26–27), 이를 의식법과 함께 폐지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4B.3 성적 타락과 땅의 더러움 (18:24–30)

가나안 족속은 이런 행위들로 자신과 땅을 더럽혔다. 땅이 주민을 “토하여 냈다”는 표현은 성적 타락이 개인의 은밀한 선택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질서를 오염시킨다는 뜻이다. 이스라엘도 같은 일을 행하면 선민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었다.

땅은 인간이 욕망대로 사용할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언약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도 이스라엘의 죄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선택은 도덕적 면책이 아니라 더 분명한 거룩의 책임을 가져온다. 거류민에게도 같은 기본 규례가 적용된 것은 이 죄들의 도덕적 성격이 이스라엘의 제의 경계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4C.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 (19:1–37)

4C.1 예배의 거룩과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 (19:1–10)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19:2)는 선언이 장 전체를 이끈다. 이어 부모 경외와 안식일, 우상 금지, 화목제를 합당하게 먹는 규례가 나온다. 거룩은 예배와 가정의 질서를 함께 포함한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란히 놓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책임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거나 떨어진 이삭과 포도 열매를 다시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했다(19:9–10). 가난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배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먹을 것을 거둘 수 있었다. 토지 소유자는 수확의 전부가 자기 것이라는 태도를 버려야 했다. 예배의 거룩은 약자의 생존을 위한 실제적인 공간을 내주는 데서 나타났다.

4C.2 정직과 공의와 이웃 사랑 (19:11–18)

도둑질, 속임, 거짓말, 거짓 맹세를 금하고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고 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처럼 약점을 악용하는 행동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붙는다(19:14).

재판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편들거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했다. 공동체 안에서 험담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필요한 때에는 그를 솔직하게 책망해야 했다. 복수와 원한을 버리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19:18)는 명령은 앞선 세부 규례를 요약한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하나님 사랑과 함께 율법의 중심으로 제시하셨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제의적 구별만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다(로스, Holiness to the Lord, 19:11–18).

4C.3 창조 질서와 가나안 풍습에서의 구별 (19:19–31)

가축의 이종 교배, 한 밭에 두 종자 파종, 두 재료를 섞은 옷을 금하는 규례는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구별과 질서를 기억하게 했다. 이를 오늘의 농업과 의복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친 상징적 언약 규례로 이해해야 한다.

종의 신분에 있는 여인과 동침한 사건에는 그 여인의 법적 상태를 고려한 판결과 속건제가 요구되었다. 가나안 땅에 심은 과목의 열매는 처음 삼 년 동안 먹지 않고 넷째 해 열매를 여호와께 드린 뒤 다섯째 해부터 먹었다. 피째 먹는 행위, 점술과 술법, 죽은 자를 위한 머리와 수염 훼손 및 문신, 딸을 매춘에 내모는 일, 신접자와 박수를 따르는 일은 가나안의 주술과 죽음 숭배에서 이스라엘을 분리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19:30)는 명령이 이 구별의 중심을 밝힌다.

4C.4 노인과 거류민과 공정한 거래 (19:32–37)

이스라엘은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 힘과 생산성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을 존중하게 했다. 함께 사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본토인처럼 여기며 자기처럼 사랑해야 했다. 이스라엘 자신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던 기억이 그 명령의 근거였다(19:33–34).

재판과 길이와 무게와 양을 잴 때 속이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정결뿐 아니라 시장의 정확한 측량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이 모든 명령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19:36)는 구원 선언에 근거한다. 거룩한 삶은 구원을 얻는 대가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사회 안에 나타내는 응답이다.




4D.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중대한 범죄 (20:1–27)

4D.1 몰렉과 영매를 따르는 죄 (20:1–8)

18장이 금지 행위를 열거했다면 20장은 공동체가 중대한 범죄를 어떻게 다룰지를 밝힌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했다. 공동체가 이를 못 본 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직접 대적하신다. 자녀 희생은 성소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언약 반역이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 대신 죽은 자와 영적 세력에게 인도와 권능을 구하는 배교였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20:7)는 명령은 형벌 규정의 목적이 잔혹함 자체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보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형벌을 오늘의 교회가 집행할 수는 없지만, 우상숭배와 영적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가볍게 만들 수 없다.

4D.2 가정과 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 (20:9–21)

부모를 저주하는 죄, 간음, 여러 형태의 근친상간,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 수간에는 사형이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엄중한 벌이 규정되었다. 형벌의 세부 차이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정과 성의 경계를 파괴하는 죄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생명과 거룩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점은 분명하다.

이 법들은 법정에서 증거와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이 보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주어진 공적 사법 규정이었다. 신약의 교회는 칼의 형벌로 신앙 공동체를 다스리지 않지만, 성적 죄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고 회개와 교회 권징의 문제로 다룬다(고전 5:1–13). 형벌 제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구분하면서도 그 배후의 도덕적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4D.3 열방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20:22–27)

이스라엘이 가나안 풍속을 따르면 땅이 그들을 토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므로, 그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했다. 11장의 음식 규례가 18–20장의 도덕적 거룩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20:26)는 말씀이 결론이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스스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했다. 거룩은 은혜에 근거하며 그 은혜는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4E. 제사장을 위한 거룩의 규례 (21:1–24)

4E.1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과 가정생활 (21:1–9)

제사장은 가까운 친족 외에는 시체 접촉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교 장례 풍습처럼 머리와 수염을 훼손하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되었다. 죽음 앞의 슬픔을 금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직무 때문에 부정의 경계를 더 엄격히 지키게 한 것이다.

제사장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했다. 이 규정은 상처받은 여성의 인간적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 가정이 공적 직무와 혈통의 거룩을 대표했던 옛 언약의 조건을 반영한다. 제사장의 딸이 매춘으로 가정을 더럽히는 일에도 엄중한 형벌이 따랐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므로 그의 공적 삶과 가정도 직무에서 분리될 수 없었다.

4E.2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거룩 (21:10–15)

머리에 관유가 부어지고 특별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고 시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다. 성소에서 나와 직무를 중단할 수도 없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아론이 상례를 제한받았던 사건이 이 규례의 배경이 된다(10:6–7).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 처녀와 결혼해야 했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직무일수록 더 큰 구별이 요구된다는 레위기의 질서를 보여 준다. 이 제도는 죄 없고 죽음에 매이지 않으며 영원히 살아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기다린다(히 7:23–28).

4E.3 신체적 흠과 제사장 직무의 제한 (21:16–24)

아론의 후손 가운데 신체적 흠이 있는 사람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 제물을 드리거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 신분을 잃거나 공동체에서 추방된 것은 아니며,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21:22). 직무의 제한과 사람의 가치 및 언약 소속을 구분해야 한다.

이 규례는 신체 장애를 개인의 죄나 열등한 인간성의 증거로 보지 않는다. 흠 없는 제물과 온전한 성소처럼,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몸이 창조의 완전함을 상징하도록 한 의식적 요구였다. 신약에서는 육체적 조건이나 민족적 배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결정하지 않는다(사 56:3–8; 행 8:26–39). 그러므로 이 본문을 오늘의 장애인이 교회 직분을 맡지 못한다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하틀리, Leviticus, 21:16–24).




4F. 거룩한 제물을 먹고 드리는 규례 (22:1–33)

4F.1 제사장의 정결과 성물의 보호 (22:1–16)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하거나 먹을 수 없었다. 피부 질환, 유출, 시체나 사체 접촉 등으로 생긴 부정은 정해진 씻음과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해소되었다. 거룩한 직분이 정결 규례를 면제해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물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했다.

성물은 제사장 가족 가운데 정식으로 그 집에 속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다. 손님과 품꾼은 제외되었지만,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과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먹을 수 있었다. 출가한 딸은 먹지 못하나 자녀 없이 과부나 이혼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먹을 수 있었다. 모르고 성물을 먹은 사람은 원물에 오분의 일을 더해 갚았다. 이 규정은 성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제사장 가정을 위한 공급임을 함께 보호했다.

4F.2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물 (22:17–25)

서원제나 자원제로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 없는 수컷을 선택해야 했다. 눈멀거나 상하거나 지체가 손상되고 피부병이 있는 짐승은 제단에 드릴 수 없었다. 자원제에는 지체의 크기가 고르지 않은 짐승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서원제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거세된 짐승은 드릴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이나 쓸모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다. 제물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벧전 1:18–19). 외국인에게서 받은 제물도 같은 기준을 지켜야 했으므로 경제적 편의나 출처가 거룩의 기준을 낮출 수 없었다.

4F.3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22:26–33)

소나 양이나 염소는 태어난 뒤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부터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의 질서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제한한다. 감사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했고 다음 날까지 남길 수 없었다.

결론은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22:32)고 명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제사 규례의 정확성은 냉혹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언약적 순종이었다.




4G.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 (23:1–44)

4G.1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23:1–3)

23장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모임으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를 소개한다. 그 출발은 매주 돌아오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처소에서 일을 멈추어야 했다. 안식일은 연례 절기들의 시간표를 이루는 기본 리듬이며,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한다.

절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임의로 정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였다. 이스라엘은 농사와 경제 활동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함으로 생계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 반복되는 쉼은 창조주의 안식(창 2:2–3)과 출애굽의 구원(신 5:12–15)을 기억하게 했다.

4G.2 유월절과 무교절과 첫 이삭 (23:4–14)

첫째 달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다음 날부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노동을 멈추었다.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 심판에서 피로 보호받은 구원을, 무교절은 급히 애굽을 떠난 일을 기억하게 했다(출 12:1–20).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렸다. 이를 드리기 전에는 새 곡식을 먹지 않았다. 첫 열매는 수확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앞으로 거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고백이었다. 신약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부른다. 그의 부활은 뒤따를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고전 15:20, 23).

4G.3 칠칠절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추수 (23:15–22)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일곱 안식일을 세고 오십 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드렸다. 이 절기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불렸다. 각처에서 가져온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개를 첫 열매로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렸다. 누룩 든 떡이 허용된 것은 이것이 제단에서 불사르는 제물이 아니라 백성의 실제 수확을 대표하여 흔들어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이다.

절기 규례는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에게 남기라는 명령으로 끝난다(23:22; 19:9–10).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가난한 이웃의 몫을 지우는 탐욕과 함께할 수 없었다.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된 사건은 수확의 첫 열매라는 배경 속에서 교회가 종말의 큰 추수를 미리 보여 주는 공동체임을 나타낸다(행 2:1–41).

4G.4 나팔절과 속죄일 (23:23–32)

일곱째 달 첫날에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며 거룩한 모임을 열었다. 본문은 후대 유대교에서 발전한 새해 관습을 상세히 말하지 않는다. 레위기의 초점은 나팔 소리가 백성을 하나님 앞의 거룩한 시간으로 불러 모으고, 같은 달 십일의 속죄일을 준비하게 한다는 데 있다.

속죄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해야 했다. 이 날을 무시하고 일하거나 겸비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16장이 대제사장과 성소의 의식을 자세히 설명했다면 23장은 백성전체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속죄는 무심히 구경할 행사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일을 멈추며 하나님이 마련한 정결에 의지하는 날이었다.

4G.5 초막절과 광야의 기억 (23:33–44)

일곱째 달 십오일부터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다. 백성은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 등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칠 일 동안 초막에 거주했다. 추수를 마친 기쁨과 함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의 임시 거처에서 살았던 일을 기억했다.

초막은 불안정한 광야 생활을 기억시키지만 절기의 정서는 두려움보다 기쁨이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존하고 땅과 수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목마른 자가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셨다(요 7:37–39).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생명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절기의 배경에서 만난다.




4H. 성막을 위한 규례 (24:1–9)

4H.1 여호와 앞에서 계속 밝힐 등불 (24:1–4)

이스라엘 자손은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등잔불이 계속 타게 해야 했다. 아론은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을 정리했다. “계속”이라는 말은 불이 한 순간도 절대 꺼질 수 없다는 기술적 논쟁보다,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영속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등불은 창문 없는 성소를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됨을 나타냈다. 백성이 기름을 공급하고 제사장이 등잔을 관리함으로 공동체와 제사장 직분이 함께 성막 예배를 유지했다. 성막의 빛은 태양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참된 빛임을 상기시킨다.

4H.2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진설병 (24:5–9)

고운 가루로 떡 열두 개를 구워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놓고, 각 줄에 정결한 유향을 두었다. 열두 떡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타낸다. 떡은 매 안식일 새것으로 바꾸었고, 이전 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이 떡은 하나님께 음식을 공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으며, 그분의 공급에 의존함을 나타내는 기념물이었다. 등불과 떡의 규례가 23장의 절기 뒤에 놓인 것은 거룩한 시간이 지나도 성소의 지속적인 예배와 임재가 계속됨을 보여 준다.




4I.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24:10–23)

4I.1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심판 (24:10–16)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백성은 즉시 임의로 처벌하지 않고 그를 가두어 여호와의 뜻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은 증인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치라고 명하셨다.

증인들의 안수는 그의 죄를 증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기보다, 자신들이 들은 증언의 책임을 확인하고 유죄 판결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었다(24:16). 혼합 혈통이 심판의 이유가 아니었으며, 언약 공동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했다.

4I.2 생명과 상해에 관한 공정한 재판 (24:17–23)

신성모독 사건과 함께 살인과 가축 손해, 신체 상해에 관한 원칙이 제시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가축을 죽인 자는 가축으로 배상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24:20)는 말은 개인이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수를 하라는 허가가 아니다. 손해에 비례하는 공적 판결로 과도한 보복을 제한하고,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원칙이다.

본토인과 거류민에게 한 법이 적용되었다(24:22). 하나님의 공의는 민족적 특권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달리 매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법정 원리를 개인적인 복수의 구실로 사용하던 태도를 바로잡고, 제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을 가르치셨다(마 5:38–42). 공정한 재판의 필요와 개인적 보복 금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4J. 안식년과 희년 제도 (25:1–55)

4J.1 땅도 쉬게 하는 안식년 (25:1–7)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여섯 해 동안 파종하고 수확하되 일곱째 해에는 땅이 여호와께 안식해야 했다. 계획적으로 경작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저절로 난 소출은 주인과 종과 품꾼과 거류민과 가축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안식년은 땅이 인간의 무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 사람뿐 아니라 땅과 가축도 쉼에 참여한다. 땅을 쉬게 하는 명령에는 창조의 질서를 돌보는 뜻이 있으나, 이를 현대 농법 하나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이스라엘이 생산과 축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소출을 공동체와 나누는 언약적 안식이다.

4J.2 희년의 자유와 하나님의 공급 (25:8–22)

일곱 번의 안식년, 곧 사십구 년이 지난 뒤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오십 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했다. “전국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각 사람이 자기 소유지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했다(25:10). 팔린 토지는 영구히 잃지 않고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며,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도 자유를 얻었다.

희년은 토지를 매매할 때 남은 수확 연수에 따라 가격을 정하게 했다. 사실상 땅 자체보다 희년까지 얻을 수확권을 거래한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 안식년에는 무엇을 먹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삼 년 동안 쓸 소출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25:20–22). 제도가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믿음이 필요했다(웬함, Leviticus, 25:8–22).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희년을 충실히 시행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고, 역대기는 포로 기간을 땅이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린 때로 해석한다(대하 36:20–21). 이 사실은 제도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불신과 탐욕을 드러냄을 보여 준다.

4J.3 땅과 집을 되찾는 기업 무르기 (25:23–34)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25:23)는 말씀이 희년법의 신학적 중심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류민이며 동거하는 자였다. 각 지파와 가족에게 분배된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궁핍 때문에 팔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무를 수 있어야 했다.

성을 두르지 않은 마을의 집은 밭의 일부처럼 희년에 돌아왔지만, 성벽 안의 집은 매매 후 일 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영구히 구매자에게 속했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과 목초지는 그들의 기업이므로 특별히 보호되었다. 규례의 세부는 토지와 주거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가난으로 한 가족이 언약의 기업을 영원히 잃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따른다.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해 기업을 되찾는 ‘기업 무를 자’의 제도는 룻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룻 4:1–10). 신약이 레위기 25장을 직접 그리스도의 속량 공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하지만, 값을 치러 잃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업을 회복시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는 풍성한 배경이 된다.

4J.4 가난해진 형제를 돌보는 법 (25:35–43)

동족이 가난해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를 붙들어 주어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살게 해야 했다. 그에게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말고 먹을 것을 빌려 주어야 했다. 가난한 형제의 위기를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생계를 위해 자신을 팔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엄하게 다스릴 수 없었다. 그는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희년까지 섬기고 가족과 함께 기업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절대적인 소유가 될 수 없었다(25:42–43). 출애굽의 구원은 경제적 관계에서 동족을 대하는 방식까지 규정했다.

4J.5 종의 규례와 동족의 속량 (25:44–55)

본문은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과 거류민에게서 남녀 종을 사서 소유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동족 종에게 주어진 희년의 자동 해방이 외국인 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제도를 현대의 인종적 노예제와 완전히 동일시해서도 안 되지만, 본문이 고대의 종 제도를 규제하면서 즉시 전면 폐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숨겨서는 안 된다. 성경 전체의 계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구원의 가치와 교회의 한 몸 됨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밝힌다(창 1:27; 갈 3:28; 몬 15–16). 이 본문 자체도 종 제도의 보편적 폐지까지는 아직 긴 과정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는 하틀리의 평가는 이러한 긴장을 정직하게 읽게 한다(하틀리, Leviticus, 25:44–46).

이스라엘 사람이 거류민에게 자신을 팔았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그를 속량할 수 있었다. 값은 희년까지 남은 햇수와 품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주인은 그를 엄하게 다스릴 수 없었다. 속량되지 못해도 희년에는 자녀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 결론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25:55)라고 선언한다. 어떤 인간 주인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을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4K.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 복과 저주 (26:1–46)

4K.1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된 복 (26:1–13)

26장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이 세 가지는 여호와만 예배하고 그분의 시간과 임재를 존중하는 언약 충성의 핵심이다. 이어 규례와 계명을 행할 때 비와 풍성한 수확, 땅의 평화, 원수에 대한 승리, 번성과 언약의 확고함을 약속한다.

복의 절정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임재의 약속이다(26:11–12).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걸으셨던 관계가 언약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끊어 내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26:13). 순종의 복은 출애굽의 구원을 사는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언약의 생명이다(하틀리, Leviticus, 26:9–13).

이 약속을 오늘의 신자에게 건강과 부를 보장하는 공식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복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마침내 새 창조에서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성취된다(고후 6:16; 계 21:3–4).

4K.2 불순종이 불러오는 언약의 저주 (26:14–39)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두려움과 질병, 흉년과 패배가 임한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일곱 배로 심해져 하늘이 쇠 같고 땅이 놋 같아지며, 들짐승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뒤따른다. 끝까지 거역하면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자녀의 살을 먹는 비극, 산당과 우상의 파괴, 성읍과 성소의 황폐,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유배가 온다.

반복되는 “일곱 배”는 단순한 수학적 배수보다 징계의 완전성과 심화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멸망시키지 않고 단계적인 경고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지속적인 완고함은 마침내 언약 저주의 충만한 결과를 가져온다. 땅은 백성이 지키지 않은 안식을 황폐한 기간에 누리게 된다(26:34–35). 이후 북왕국과 유다의 멸망 및 포로는 이 경고가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저주는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구원을 거부하고 우상과 불의를 택한 언약 배반의 결과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도 불순종을 면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누린 백성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

4K.3 죄의 고백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26:40–46)

저주의 마지막에도 회복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남은 자들이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완고한 마음이 낮아져 형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신다(26:40–42). 회개는 형벌을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옳음을 인정하며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다.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잊었던 정보를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거나 진멸하여 언약을 폐하지 않으신다(26:44–45). 회복의 궁극적 근거는 인간의 회개 강도가 아니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예언자들이 포로 이후의 회복을 선포하고, 신약이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을 말하는 배경에 이 약속이 놓여 있다.




4L. 서원한 예물의 값과 무르기 (27:1–34)

4L.1 사람을 서원했을 때 정한 값 (27:1–8)

레위기 마지막 장은 사람이 특별한 서원으로 자신이나 가족을 여호와께 드렸을 때 성소에 낼 값을 규정한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노동 능력을 고려한 표준 금액이 정해졌다. 이는 사람의 인간적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다는 선언이 아니라, 서원을 실제 금액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평가였다.

서원한 사람이 정해진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 앞에 서고, 제사장은 그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했다(27:8). 가난 때문에 서원을 이행할 길이 막히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규정은 감정적으로 한 약속을 가볍게 취소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불가능한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4L.2 가축을 서원했을 때의 규례 (27:9–13)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한 가축을 서원하면 그것은 거룩해져 다른 짐승으로 바꿀 수 없었다. 좋은 것을 아끼려고 나쁜 것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서원 뒤 마음이 바뀌어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 해도 두 짐승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한 것을 인간의 계산에 따라 다시 거래할 수 없었다.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가축은 제사장이 값을 정했고, 주인이 되찾으려면 평가액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했다. 추가 금액은 서원을 쉽게 되돌리는 일을 막고 성물의 거룩함을 보호했다.

4L.3 집을 서원했을 때의 규례 (27:14–15)

자기 집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면 제사장이 그 상태를 살펴 값을 정했고 그 평가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유자가 집을 다시 무르려면 정가의 오분의 일을 더했다. 서원은 종교적 감동 속에서 말한 뒤 아무 손실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에는 실제 재산상의 책임이 따랐다.

4L.4 밭을 서원했을 때의 규례 (27:16–25)

기업으로 받은 밭의 값은 희년까지 남은 햇수와 파종할 씨의 양을 기준으로 정했다. 희년 직후에 서원하면 전체 값을 적용하고, 시간이 지난 뒤면 남은 햇수만큼 줄였다. 소유자가 밭을 무르려면 오분의 일을 더해야 했다. 그러나 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시 무를 수 없고 희년에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

자기 기업이 아니라 사들인 밭을 서원한 경우에는 희년까지만 계산하여 값을 성소에 내고, 희년에는 원래 기업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갔다. 서원도 희년의 토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모든 평가는 성소의 세겔을 기준으로 하여 임의적인 가격 조작을 막았다.

4L.5 처음 난 것과 온전히 바친 것 (27:26–29)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이미 여호와께 속했으므로 다시 서원하여 자신의 특별한 헌신처럼 내세울 수 없었다.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평가액에 오분의 일을 더해 무르거나 팔 수 있었다. 하나님께 이미 의무로 드려야 할 것을 자원 서원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온전히 바친 것”을 뜻하는 ‘헤렘’은 보통의 서원보다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께 넘겨진 것을 가리킨다. 27:29의 “사람 중 온전히 바쳐진 자는 속량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은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서원하여 죽일 권리를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적 심판 아래 놓인 사람, 곧 전쟁이나 사법적 판결에서 진멸 대상으로 선언된 경우와 관련해 이해해야 한다. 이 어려운 구절을 사적 종교 폭력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하틀리, Leviticus, 27:28–29).

4L.6 십일조와 레위기의 결론 (27:30–34)

땅의 곡식과 나무 열매의 십일조는 여호와의 것이며 거룩했다. 사람이 곡식 십일조를 무르려면 오분의 일을 더해야 했다. 소와 양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열 번째 것이 여호와께 구별되었고, 좋고 나쁨을 살펴 바꿀 수 없었다. 바꾸면 원래 것과 바꾼 것 모두 거룩해지고 무를 수 없었다.

27장은 자발적인 서원조차 하나님의 거룩과 질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과 새로 서원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고, 약속을 철회할 때는 실제 대가를 지게 했다. 이는 경솔한 종교적 열심을 조절하고 말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한다(신 23:21–23; 잠 20:25).

레위기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27:34)는 말로 끝난다. 제사, 제사장, 정결, 속죄일, 성과 가족, 이웃 사랑, 절기, 땅, 복과 저주, 서원에 관한 모든 규례는 한 목적을 향한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도 예배와 일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민수기

성경 해설


민수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시내산에서 조직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다. 출애굽기에서 구속되고 레위기에서 거룩한 예배와 삶을 배운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여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지만, 반복되는 불신과 반역으로 첫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난다. 인구 조사와 행군 기록, 율법과 제사, 기도와 노래, 반역 이야기와 예언, 전쟁과 상속법이 함께 놓인 복합적인 책이지만, 모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죄인을 징계하고 보존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의 언약 이야기를 이룬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구절의 주요 표현을 따라 이 책을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라고 부른다. 광야는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순종이 시험받는 장소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아리트모이’는 ‘숫자들’을 뜻하며 1장과 26장의 두 인구 조사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한국어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왔다. 두 이름은 서로 보완적이다. 두 차례 계수된 두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책의 큰 흐름을 이룬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시내산과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시로 자신을 제시하며, 모세가 여정을 기록했다고 밝힌다(1:1; 33:2; 36:13). 예수님과 사도들도 광야 사건과 모세의 율법을 역사적·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용한다(요 3:14; 고전 10:1-11). 다양한 목록과 법, 시와 이야기, 고대 자료의 인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모세의 실질적 저작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모세가 자료를 사용하고 후대에 작은 지명 설명이나 보존상의 정리가 있었을 수 있으나, 책을 서로 무관한 전승을 후대 편집자가 조합한 허구적 광야 이야기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핵심 배경은 출애굽 제2년 시내산에서 출발할 준비를 한 때부터 제40년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진을 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 가데스 바네아, 고라의 반역과 바알브올 사건에서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들도 불신과 불순종을 드러냈다. 특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첫 세대가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계수된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았다(13–14장). 첫 독자인 모압 평지의 새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신뢰하며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민수기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고 큰 구원을 경험한 것만으로 믿음이 자동 보장되지 않음을 경고하면서도, 징계 가운데 약속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R. 데니스 콜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10:10은 시내산에서 첫 인구 조사, 진영과 레위인의 조직, 정결과 유월절, 나팔 규례를 통해 출발을 준비한다. 10:11–25:18은 광야에서 행진한 첫 세대가 원망과 지도력 도전, 땅을 거부한 불신, 고라의 반역과 바알브올의 배교를 거치며 심판받는 과정을 기록한다. 26:1–30:16은 두 번째 인구 조사와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 여호수아의 위임, 제사와 서원을 통해 새 세대를 준비한다. 31:1–36:13은 미디안 전쟁, 요단 동쪽 지파의 정착, 여정 회고, 땅의 경계·도피성·상속을 다루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끝난다. 내러티브 사이의 법 단락은 흐름을 끊는 부록이 아니라 반역과 죽음 뒤에도 하나님이 공동체가 살아가고 예배할 미래를 열어 두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메리 더글러스의 법과 내러티브의 상응 관찰은 이 통일성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송병현, 『민수기』).




6. 핵심 주제와 신학

민수기의 첫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다. 성막은 진 한가운데 있고 지파들은 그 둘레에 배치되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친다(2:17; 9:15-23).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명령 아래 움직이는 군대이자 거룩한 회중이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막의 경계를 지키고 백성을 축복하며 죄와 부정 때문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섬긴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과 예배 질서를 인간의 야망으로 차지하려 한 고라의 반역은 거룩한 직분이 자기 높임의 수단이 아님을 경고한다.

둘째 중심은 불신과 중보, 심판과 은혜다. 백성은 음식과 물과 길을 원망하고 애굽을 미화하며 약속의 땅보다 눈앞의 거인을 크게 보았다. 모세와 아론도 므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는 실제 죽음과 세대의 상실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통해 공동체를 보존하고 심판 직후에도 제사와 상속과 땅을 다시 말씀하신다. 발람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지만, 곧이어 백성이 스스로 모압의 우상숭배에 참여한다. 외부의 저주보다 내부의 불신과 배교가 더 큰 위험이며, 소망은 더 우수한 세대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두 인구 조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첫 세대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은 새 세대를 계수하여 땅의 기업을 받게 하신다. 발람은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신다고 선포하며, 야곱에게서 한 별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와 원수를 다스릴 것을 예언한다(23:21; 24:17). 가까이서는 다윗 왕권을 바라보지만, 정경 전체에서는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 왕의 소망으로 확대된다. 슬로브핫의 딸들,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과 땅의 경계는 약속의 땅이 무질서한 정복물이 아니라 공의와 생명 보호 아래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언약의 기업임을 보여 준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민수기는 광야에서 죽어 가는 백성에게 필요한 구원을 독특한 표지들로 보여 준다. 예수님은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고 산 사건을,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일과 직접 연결하셨다(21:4-9; 요 3:14-16). 히브리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선포한다(19장; 히 9:13-14). 모세는 백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중보했으나 자신의 죄와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고, 아론의 제사장직도 반복되는 진노를 최종적으로 막지 못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발람이 본 별과 규의 약속을 이루어 자기 백성을 죄와 최종 심판에서 구하고 의로 다스리신다.




9. 읽는 방법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단순한 불평 금지나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교훈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세운 지도력을 존중하되, 모세와 아론의 실패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심판받았음을 함께 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처럼 광야 사건을 교회의 경고로 받아들이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신자를 불신앙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참된 믿음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끝까지 따르는 데서 나타난다. 가나안과 미디안에 대한 전쟁 명령도 특정한 구속사적 심판이지 현대의 종교 폭력이나 민족 전쟁을 허가하는 일반 명령이 아니다.

발람을 단순히 말하는 나귀의 기이한 이야기로 읽지 말고, 돈과 명예를 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보아야 한다(벧후 2:15; 유 11). 놋뱀은 하나님이 정하신 치유의 표지였지만 훗날 우상이 되자 히스기야가 파괴했다(왕하 18:4). 은혜의 수단 자체를 숭배하거나 인간이 통제할 종교적 도구로 만들 수 없다는 경고다. 인구 조사와 진영 규례, 반복되는 명단은 건너뛸 불필요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역할과 기업을 맡기시며 공동체를 질서 있게 보존하신다는 이야기 안에서 읽어야 한다.

<특별 주제: 두 인구 조사의 큰 수>

민수기 1장과 26장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 남자가 약 육십만 명이었다고 기록한다. 가족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가 이백만 명 안팎에 이를 수 있어 광야의 식량·물·진영 규모와 고대 인구를 고려할 때 매우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 히브리어 ‘엘레프’를 ‘천’이 아니라 씨족이나 군사 단위로 이해하는 견해, 고대의 수사적·상징적 표현 또는 본문 전승 과정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송병현, 『민수기』; 고든 J. 웬함, 『민수기』). 그러나 ‘엘레프’의 뜻을 일률적으로 바꾸면 각 지파의 합계와 총계의 관계 및 다른 본문을 설명하기 어려워 어떤 대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논쟁에서는 성경의 정직한 수치 제시를 가볍게 신화로 돌리지 않으면서, 현대 통계의 정밀성과 고대 숫자 사용법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본문이 강조하는 확실한 사실은 야곱의 작은 가족을 큰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첫 계수 세대에 임한 실제 심판, 그리고 새 세대를 보존하여 기업을 주신 신실하심이다. 정확한 인구 산정 방식은 열린 해석 문제로 남겨 두되, 그 어려움을 이유로 출애굽과 광야 여정 전체의 역사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민수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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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내산에서 준비된 이스라엘 (1:1–10:10)


1A. 시내산 첫째 주기: 인구 조사와 공동체의 성별 (1:1–6:27)

1A.1 역사적 배경 (1:1)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듬해 둘째 달 첫날,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한다. 성막을 세운 때는 첫째 달 첫날이었으므로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출 40:17). 9장에 기록된 두 번째 유월절은 그보다 앞선 첫째 달에 일어났지만, 이 책은 사건을 언제나 날짜순으로만 배열하지 않고 행군 준비라는 주제에 맞추어 제시한다.

말씀의 장소가 ‘회막’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의 질서와 이동을 지휘한다. 민수기의 명령은 광야의 군사 행정이기 전에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왕의 말씀이다.

1A.2 열두 지파의 군대 인구 조사 (1:2–46)

각 지파에서 스무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돕는다(1:3–16). 총수는 603,550명이다(1:45–46; 출 38:26). 이 조사는 한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땅의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준다.

이 숫자를 오늘의 인구 통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읽을 때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히브리어 ‘엘레프’를 문자적 ‘천’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와 씨족이나 부대 단위로 이해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 확정하기는 어렵다. 콜은 여러 견해를 검토한 뒤, 이 큰 수가 고대의 수사적 과장으로서 하나님의 번성의 복과 언약의 성취를 힘 있게 표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것은 사건을 허구로 돌리는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강조하는 해석이다. 다만 본문의 숫자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환산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열어 둘 필요가 있다(Cole, Numbers, 1:44–46, “The Large Numbers in Numbers”).

1A.3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 배치 (2:1–34)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된다. 동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잇사갈과 스불론이 서서 가장 먼저 행진하고, 남쪽에는 르우벤·시므온·갓, 서쪽에는 에브라임·므낫세·베냐민, 북쪽에는 단·아셀·납달리가 자리한다. 행진할 때에도 성막과 레위인의 진영이 중앙에 놓인다(2:17).

이 배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가장 강한 지파나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지만(출 7:4; 12:41), 그 군대는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결론은 준비된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을 요약한다(2:34).

1A.4 레위 지파의 임무와 인구 조사 (3:1–4:49)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다는 언급은 거룩한 직무가 특권인 동시에 엄중한 책임임을 상기시킨다(3:4; 레 10:1–2).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과 기구를 관리하며, 다른 지파가 거룩한 영역에 함부로 접근하여 진노를 받지 않도록 경계를 지킨다(3:7–10, 38).

레위인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3:12–13, 40–51; 출 13:1–15). 레위인 22,000명과 이스라엘 장자 22,273명의 차이인 273명에게는 한 사람당 다섯 세겔의 속전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제사 제도의 대표성과 대속의 원리를 보여 주지만, 레위인이 죄를 제거하는 궁극적 대속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4장은 서른 살부터 쉰 살까지의 레위인 8,580명을 계수하고 각 가문의 임무를 정한다. 고핫 자손은 아론의 아들들이 포장한 지성물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되 만지거나 보아서는 안 되었고(4:5–20; 삼하 6:6–7),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므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과 받침을 맡았다. 8:24의 스물다섯 살은 훈련이나 보조 봉사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무의 차이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며, 거룩한 봉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존중할 때 수행된다.

1A.5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정결 규례 (5:1–31)

하나님이 진 가운데 거하시므로 피부 질환, 유출, 시체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일정 기간 진 밖에 머물러야 했다(5:1–4). 이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악하거나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다. 의식적 부정이 거룩한 성막에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죄는 자복하고 원금에 오분의 일을 더해 배상해야 했다(5:5–10). 이웃에게 한 불의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배와 일상의 정의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주어진 규례(5:11–31)는 오늘의 독자에게 매우 낯설다. 고대 가부장 사회의 비대칭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남편에게 같은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절차는 남편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가 없는 사건의 최종 판결을 제사장이나 남편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 물과 성막의 흙 자체에 마술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고 판결하시는 절차였다. 무죄한 여인은 공개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나고 임신할 수 있다는 선언을 받는다(5:28; Cole, Numbers, 5:11–31). 이 규례를 현대의 교회나 가정에서 시행할 제도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은밀한 죄와 부당한 의심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본래 기능을 보아야 한다.

1A.6 나실인의 서원 (6:1–21)

남자와 여자 누구나 일정 기간 자신을 여호와께 특별히 구별하는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었다(6:2). 포도나무의 소산을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가까운 가족의 시체에도 접촉하지 않았다. 이는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외적 단정함, 가족에 대한 정상적인 의무보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우선하는 특별한 헌신을 나타낸다.

예상하지 못한 죽음으로 부정해지면 정결 의식을 거친 뒤 서원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6:9–12).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리고 머리털을 화목제의 불에 넣었다(6:13–20). 이 규례는 더 높은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남녀에게 자원하여 특별한 헌신을 표현할 길을 열어 주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시고 시체에 가까이하셨으므로 의식적 의미의 나실인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신약의 신자는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반복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를 배운다.

1A.7 제사장의 축복 (6:22–27)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로 시작하는 축복은 모든 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세 번 반복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밝힌다(6:24–26). 보호, 은혜, 평강은 물질적 번영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을 향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총체적 복이다.

제사장은 축복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는 종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직접 약속하신다(6:27). 따라서 이 축복은 주문이 아니며, 백성의 안전이 인간 제사장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다. 진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구별하라는 규례의 끝에 축복이 놓인 것은 거룩한 삶의 근원이 먼저 자기 백성을 향해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 준다.




1B. 시내산 둘째 주기: 성막 봉헌과 출발 준비 (7:1–10:10)

1B.1 지파 지도자들의 봉헌 예물 (7:1–89)

성막이 세워지고 기름부음을 받은 뒤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은 수레 여섯과 소 열둘을 드렸다. 게르손 자손은 수레 둘과 소 넷, 무거운 구조물을 맡은 므라리 자손은 수레 넷과 소 여덟을 받았고, 지성물을 어깨에 메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다(7:3–9). 예물의 분배도 각 직무의 실제 필요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제단 봉헌 예물은 열두 날 동안 지파별로 똑같이 반복된다(7:12–83). 반복을 줄이지 않은 기록은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동등하게 예배에 참여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면은 봉헌의 절정을 이룬다(7:89; 출 25:22). 풍성한 예물의 목적은 인간의 헌신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1B.2 등잔대의 등불 (8:1–4)

아론은 일곱 등잔의 빛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해야 했다. 등잔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모양대로 금을 쳐서 만들었다(8:4; 출 25:31–40). 이 짧은 단락은 성막 봉헌과 레위인의 봉사 사이에서 성소 안의 빛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등잔대를 곧바로 특정한 교회나 사역에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그분의 말씀대로 지속되어야 했다는 의미를 보아야 한다. 성막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드러내며,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새 창조의 빛이 되시는 소망으로 나아간다(계 21:23).

1B.3 레위인의 정결과 봉헌 (8:5–26)

레위인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의 털을 밀며 옷을 빨아 정결하게 된 뒤, 온 회중의 안수를 받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려진다(8:6–15). 그들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 제사장은 기름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해 ‘정결하게’ 되어 드려졌다. 서로 다른 직분과 의식의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레위인은 출애굽 때 구별된 모든 장자를 대신한다(8:16–18). 그들의 봉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여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8:19). 스물다섯 살부터 봉사를 시작하고 쉰 살 이후에는 무거운 직무에서 물러나 형제들을 돕는다(8:24–26). 공동체의 봉사는 혼자 평생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나누고 넘겨주는 책임이다.

1B.4 두 번째 유월절과 보충 규례 (9:1–14)

출애굽 이듬해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시체 접촉으로 부정해져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제외되리이까”라고 묻자, 모세는 임의로 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9:6–8). 하나님은 부정해졌거나 먼 여행 중인 사람에게 둘째 달 열넷째 날 보충 유월절을 허락하셨다.

이 배려가 유월절을 선택 사항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정결하면서도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경고를 받았고, 거류민도 같은 규례에 따라 참여할 수 있었다(9:13–14).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에는 약한 사람을 위한 길과 고의적인 무관심에 대한 엄중함이 함께 있다.

1B.5 구름을 따라가는 여정 (9:15–23)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출발하고, 머물면 진을 쳤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더 긴 기간이든 그들은 자기 판단으로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9:17–22). 반복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은 광야 생활의 기본 원리를 밝힌다.

오늘의 신자가 눈에 보이는 구름을 찾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인도 방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속도와 편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원리는 남는다.

1B.6 은 나팔과 공동체의 이동 (10:1–10)

은 나팔 두 개는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출발시키며, 전쟁과 절기와 제사 때 울렸다. 나팔 신호에 따라 지도자만 모일 때와 온 회중이 모일 때, 동쪽과 남쪽 진영이 출발할 때가 구분되었다(10:3–7).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동과 전쟁과 예배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

전쟁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0:9). 하나님이 잊으셨다가 소리 때문에 정보를 얻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구하는 표지다. 공동체의 질서는 개인의 충동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통해 유지되었다.






II. 광야에서 반역한 첫 세대 (10:11–25:18)


2A. 첫째 반역 주기: 시내산에서 신 광야까지 (10:11–15:41)

2A.1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10:11–13)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 이스라엘은 거의 일 년 동안 머물던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동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출발했다는 말은 이제 실제 광야에서 순종이 시험받을 것임을 예고한다(10:13).

시내산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예배가 충분히 준비되었지만, 제도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질서를 갖춘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2A.2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10:14–36)

행군 순서는 2장의 진 배치를 따른다. 성막 구조물을 맡은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먼저 움직여 고핫 자손이 도착할 때 성막을 세울 수 있게 했고, 지성물을 맡은 고핫 자손은 그 뒤를 따랐다(10:17, 21). 질서 있는 이동은 서로 다른 직무가 시간과 목적에 맞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모세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을 함께 누리자고 권한다(10:29–32). 이후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기록은 그가 동행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삿 1:16; 삼상 15:6). 구름의 인도와 인간의 지리를 아는 안내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불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지식과 도움도 사용한다.

법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라고 기도하고, 쉴 때에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다(10:35–36). 광야의 행진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백성과 함께 머무시는 여정이다.

2A.3 첫 번째 반역: 다베라의 원망 (11:1–3)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백성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을 말하던 앞 단락과 뚜렷이 대조된다(10:29, 32). 여호와의 불이 진 끝을 사르자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의 중보로 불이 꺼졌다.

그곳을 다베라, 곧 ‘불탐’이라 부른 것은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원망은 단순히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지 않다. 백성은 광야의 불편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중보를 들으시는 은혜가 함께 나타난다.

2A.4 두 번째 반역: 음식에 대한 탐욕과 원망 (11:4–35)

백성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도 울며 애굽의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하고 만나를 멸시했다(11:4–6).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기억하면서 노예 생활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다. 문제는 다양한 음식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업신여기고 과거의 종살이를 미화한 불신이었다.

모세도 백성의 짐을 혼자 질 수 없다며 차라리 죽여 달라고 호소한다(11:11–15).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 나누어 그들이 짐을 함께 지게 하신다. 진 안에서 예언한 엘닷과 메닷을 금하려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답한다(11:29). 이 소망은 훗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질 약속을 생각하게 한다(욜 2:28–29; 행 2:16–18). 그러나 여기서 장로들이 모세와 같은 언약 중보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탐욕에 사로잡혀 모으던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말씀은 공급 능력에 대한 모세의 의심을 꾸짖고, 기브롯 핫다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 반드시 복은 아님을 경고한다(11:23, 34; 시 78:29–31; 106:15).

2A.5 세 번째 반역: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12:1–16)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을 비방한 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고 도전한다(12:1–2). 구스 여인이 십보라를 가리키는지, 다른 지역 출신의 아내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종적 편견이나 가족 갈등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중심은 모세의 계시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Olson, Numbers, 12:1–16).

하나님은 일반 선지자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입과 입으로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선언하신다(12:6–8). 모세가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보았다는 뜻은 아니며, 수수께끼가 아닌 특별히 직접적이고 분명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다(출 33:20–23; 신 34:10).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 권위를 스스로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긴 태도에서 드러난다(12:3).

미리암이 피부병에 걸리자 아론은 죄를 인정하고, 모세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라고 짧게 중보한다(12:11–13).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문 뒤 회복되고, 온 백성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징계는 그의 죄를 가볍게 하지 않지만 공동체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2A.6 네 번째 반역: 약속의 땅을 거부함 (13:1–14:45)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다. 그들은 사십 일 동안 신 광야에서 하맛 어귀까지 살피고 땅의 풍성한 열매를 가져왔다(13:21–25). 열 명은 성읍과 아낙 자손의 강함을 근거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단정했고,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다(13:30–31). 차이는 위험을 보았는가에 있지 않고, 그 위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적으로 믿었는가에 있었다.

온 회중은 밤새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14:1–4).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우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설득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는 말은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음을 밝힌다(14:8–9).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에게서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애굽과 열방 가운데 알려질 하나님의 이름과 출애굽기 34:6–7의 성품을 붙들고 중보한다(14:13–19). 하나님은 “네 말대로 사하노라”고 하시지만 불신한 세대의 광야 죽음이라는 심판은 거두지 않으신다(14:20–23). 용서가 죄의 모든 역사적 결과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스무 살 이상 계수된 세대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은 사십 년의 광야 생활 뒤 그 땅을 받는다.

백성은 심판을 들은 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돌이켜 광야로 가라고 하신 명령을 거슬러 산지로 올라간다(14:39–44). 언약궤와 모세가 진을 떠나지 않았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쳤다. 후회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자기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2A.7 약속의 땅에서 드릴 제사와 언약의 소망 (15:1–41)

광야에서 죽을 세대에 대한 심판 직후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를 말씀하신다(15:2). 소제와 전제, 첫 반죽의 거제는 그 땅의 곡식과 포도주를 전제로 한다. 이 법은 이야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땅에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보증한다. 본토인과 거류민에게 같은 규례를 적용한 것도 한 공동체 안의 예배 질서를 보여 준다(15:13–16).

부지중에 범한 죄에는 회중과 개인을 위한 속죄의 길이 있었지만, ‘손을 높이 들고’ 범하는 죄는 여호와를 비방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반역으로 규정된다(15:22–31). 이것은 신자가 의식적으로 범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14장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도 완고하게 거부하며 공동체 밖에 서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사건은 바로 이 경고가 실제 공동체에서 얼마나 엄중했는지 보여 준다(15:32–36).

옷단의 술과 청색 끈은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과 눈의 욕망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는 표지였다(15:37–41). 물건 자체가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출애굽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주어진 가시적 경고였다.




2B. 둘째 반역 주기: 고라 무리의 도전 (16:1–19:22)

2B.1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반역 (16:1–50)

레위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은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다.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는 말은 일부 진리를 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을 부정하는 데 사용했다(16:3).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같은 임무를 맡는다는 뜻은 아니다. 원 해설이 인용한 밀그롬의 견해처럼 고라의 불만 배후에 고핫 가문의 지도권 경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본문의 분명한 평가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도전했다는 것이다(16:9–11; Milgrom, Numbers, on 16:1–11).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밝히실 것이라고 말하고 향로 시험을 제시한다.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며 광야의 죽음을 모세 탓으로 돌린다(16:12–14). 구원의 역사를 뒤집어 말하는 그들의 언어는 반역이 기억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 준다. 땅이 그들과 가족을 삼키고 불이 250명을 사른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가 개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했음을 확증한다. 고라의 모든 자손이 죽은 것은 아니며, 훗날 그의 후손에게서 성전 봉사자와 시편 기자가 나온다(26:11; 대상 6:31–38; 시 42편 표제).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버리지 않고 펴서 제단을 싸는 표지가 되었다(16:36–40). 그러나 다음 날 회중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다시 원망한다. 염병이 시작되자 아론은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했고 염병이 그쳤다(16:46–50). 반역자들이 잘못 사용한 향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손에서는 생명을 위한 중보의 도구가 된다.

2B.2 싹 난 아론의 지팡이와 제사장 직분 (17:1–13)

각 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 열둘을 증거궤 앞에 두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혔다(17:8).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온 표징은 아론의 직분이 인간의 자기 임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했음을 보여 준다.

지팡이는 반역자들을 위한 표징으로 보관되었다(17:10; 히 9:4). 백성은 이제 성막에 가까이하면 모두 죽는 것이 아니냐고 두려워한다. 이어지는 18–19장은 그 질문에 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정결의 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음을 설명한다.

2B.3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몫 (18:1–32)

아론의 집은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죄를 담당하고, 레위인은 그들을 도와 회막의 봉사를 맡는다. 레위인은 제단과 성소 기구에 가까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제사장 직분에 침범할 수 없다(18:1–7).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도움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특권은 자기 지위를 높이는 권리가 아니라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봉사다.

제사장은 제물과 첫 소산과 처음 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몫을 받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과 기업이 되신다(18:20–24). 레위인도 받은 십일조 가운데 가장 좋은 십분의 일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다(18:25–32). 사역을 위한 공급의 원리는 신약에도 이어지지만(고전 9:13–14; 딤전 5:17–18), 이스라엘의 십일조 제도를 오늘의 교회에 모든 세부까지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2B.4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정결의 물 (19:1–22)

흠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죽이고, 피를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린 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함께 불살랐다. 재는 정결한 곳에 보관했다가 물에 섞어 시체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렸다(19:1–12). 죽음은 창조의 생명 질서와 반대되므로 가장 심각한 의식적 부정을 가져왔으며, 공동체의 빈번한 죽음 속에서도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돌아올 길이 필요했다.

정결하게 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역설은 의식의 효력이 인간 집행자의 본래 우월함에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히브리서는 암송아지의 재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설명한다(히 9:13–14; 13:11–12). 이것은 모든 세부를 임의로 상징화한 것이 아니라 신약이 직접 제시하는 더 큰 성취다.




2C. 셋째 반역 주기: 신 광야에서 모압까지 (20:1–25:18)

2C.1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한 시대의 끝 (20:1–29)

첫째 달에 신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죽는다(20:1). 물이 없자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며 광야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고 원망한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은 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다(20:8). 그러나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말하고 반석을 두 번 쳤다(20:10–11).

물이 풍성히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을 믿지 않았고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결하셨다(20:12). 정확히 어느 행동 하나만을 죄의 전부로 단정하기보다 전체 장면을 보아야 한다. 콜은 모세가 반석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백성에게 분노를 쏟았으며, 반석을 두 번 치고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행위처럼 나타냈다고 설명한다. 이 불신과 불순종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를 흐리게 했다(Cole, Numbers, 20:7–13). 지도자의 오랜 충성이 한 번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은 실패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셨다.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부하자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돌아간다(20:14–21; 신 2:4–8). 호르산에서는 아론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고 아론이 죽는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모세에게 내려진 판결은 첫 세대와 그 지도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C.2 아랏 왕을 이김 (21:1–3)

네겝의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포로를 잡자 백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넘겨주셨으며, 그곳은 호르마 곧 ‘진멸’이라 불렸다.

같은 지역에서 첫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패했다(14:39–45). 이번 승리는 장소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다가올 가나안 정복을 미리 맛보게 한다.

2C.3 불뱀 심판과 놋뱀 (21:4–9)

에돔을 우회하는 길이 길어지자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멸시한다(21:4–5). 새 세대도 첫 세대와 같은 불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이 죽자 백성은 죄를 자복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구한다.

하나님은 뱀을 즉시 모두 없애지 않고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신 뒤, 물린 사람이 그것을 보면 살게 하셨다(21:8–9). 놋 자체에 치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훗날 우상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었다(왕하 18:4).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데서 왔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일과 직접 연결하셨다(요 3:14–15). 심판의 표상인 뱀의 형상을 통해 치유가 주어진 것처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셨다(고후 5:21; 갈 3:13).

2C.4 모압을 향한 여정 (21:10–20)

이스라엘은 오봇과 이예아바림,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건너편을 지나 브엘에 이른다. ‘여호와의 전쟁기’와 우물의 노래 같은 짧은 인용은 광야 여정의 기억이 여러 기록과 노래로 보존되었음을 보여 준다(21:14–18). 지명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동의 방향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요단 동쪽으로 북상한 과정을 보여 준다.

백성은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노래한다. 원망과 죽음의 장면 뒤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 놓인다. 광야의 생존은 우연이나 인간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

2C.5 요단 동쪽 아모리 왕들을 이김 (21:21–35)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왕의 큰길로 통과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혼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그를 물리치고 아르논에서 얍복까지의 땅을 차지했다(21:21–31). 이어 바산 왕 옥에게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한다(21:33–35; 신 3:1–11).

이 승리들은 가나안 정복의 전초이며, 후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반복해 언급한 사건이다(신 3:21–22; 시 135:10–12; 136:17–22). 그러나 승리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서 그들도 불뱀 심판을 받았다. 죄 많은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된다.

2C.6 발람 이야기와 하나님의 축복 (22:1–24:25)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수와 승리를 두려워하여 점술가 발람을 불러 저주하려 한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고 금하셨고, 두 번째 사절이 왔을 때에는 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고 하셨다(22:12, 20). 그런데 발람이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문제는 여행 자체보다 발람의 반역적인 마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보상과 명예를 얻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가능성을 품고 길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허락하시면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가 독립적인 점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할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다(Cole, Numbers, 22:20–35; 벧후 2:15–16; 유 11). 핵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자도 그분의 철저한 통제와 심판 아래 있다는 점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는 세 번 길을 피하지만 ‘보는 자’로 자처한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린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신 뒤 발람의 눈도 열어 주신 장면은 날카로운 풍자다(22:22–35).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뜻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만 전해야 한다.

발락은 장소를 바꾸고 제사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만, 세 차례의 저주 시도는 세 차례의 축복이 된다. 첫 신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셀 수 없는 후손을 떠올리게 하고(23:7–10; 창 13:16), 둘째 신탁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므로 거짓말하거나 변덕스럽게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한다(23:19). 23:21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그들의 반역이 충분히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멸망을 허락하지 않고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문맥이다.

셋째 신탁은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되풀이한다(24:5, 9; 창 12:3). 마지막 신탁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은 가까이는 모압을 제압한 다윗 왕권을 바라보고, 성경 전체의 왕적·메시아적 소망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져 읽힌다(24:17–19; 삼하 8:2; 계 22:16).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언약을 지키셨다.

발람은 22–24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뒤에서는 바알브올의 유혹을 조언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죽임을 당한다(31:8, 16; 계 2:14). 참된 말을 전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보장은 없다.

2C.7 마지막 반역: 바알브올의 우상숭배 (25:1–18)

싯딤에 머문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 제사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바알브올과 결합했다(25:1–3). 성적 음행과 우상숭배가 함께한 이 사건은 시내산의 금송아지 반역과 평행을 이룬다. 발람을 통해 밖에서 저주할 수 없었던 백성은 안에서 언약을 저버림으로 무너졌다(출 32장; Olson, Numbers, 25:1–18).

한 시므온 지도자가 미디안 지도자의 딸을 온 회중 앞에서 장막으로 데려가자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였고 염병이 멈추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백성을 속죄했다고 하시며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다(25:6–13). 여기서 속죄는 그의 폭력이 일반적인 구원 수단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을 공적으로 파괴하던 죄에 하나님의 판결을 집행하여 진노가 더 퍼지는 것을 막았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기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승인 속에 일어난 일이지, 개인이나 교회가 종교적 열심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할 선례가 아니다. 신약의 교회는 칼로 죄인을 처벌하는 공동체가 아니며 말씀과 권징과 인내로 거룩을 지킨다(마 18:15–20; 고후 10:3–5). 죽은 24,000명은 새 세대도 은혜 없이는 첫 세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전 10:8).






III. 새 세대를 위한 준비 (26:1–30:16)


3A. 모압 평지에서 시행한 두 번째 인구 조사 (26:1–65)

3A.1 새 세대와 열두 지파의 인구 조사 (26:1–50)

바알브올의 염병이 끝난 뒤 하나님은 스무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새 세대를 계수하게 하신다(26:1–4). 총수는 601,730명으로 첫 조사보다 1,820명 적다(26:51; 1:46). 전체 수는 거의 유지되었지만 지파별 변화는 컸다. 유다는 계속 가장 큰 지파이고 므낫세는 크게 늘었으며, 시므온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급감했다. 25장에서 죽은 지도자가 시므온 사람이었다는 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본문이 감소의 원인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명단은 과거의 실패도 숨기지 않는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유다 지파에서는 엘과 오난의 죽음을 기억한다(26:9–10, 19).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은 심판이 가문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없애지 않았고 은혜로 후손이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26:11). 므낫세 명단에 슬로브핫의 다섯 딸이 기록된 것은 이어질 상속 문제를 준비한다(26:33).

3A.2 인구 총계와 땅 분배의 원칙 (26:51–56)

땅은 지파의 인구에 따라 큰 지파에는 많이, 작은 지파에는 적게 나누되 위치는 제비로 정해야 했다. 이 두 원칙은 충돌하지 않는다. 제비는 하나님께서 지파별 지역을 주권적으로 정하심을 나타내고, 인구 비례는 그 지역 안에서 실제 필요와 공정을 반영한다(26:52–56; 잠 16:33).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는데도 땅 분배가 규정된 것은 약속이 이미 확실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기업은 개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차지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 맡기시는 선물이다.

3A.3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 (26:57–62)

레위인은 한 달 이상 남자 23,000명으로 계수되었다.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군사 명단이나 땅 분배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일도 다시 언급되어 새 세대가 거룩의 경계를 잊지 않게 한다(26:61; 레 10:1–2).

레위인의 수가 첫 조사보다 약 천 명 늘어난 것은 그들의 직분이 한 세대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들의 기업은 넓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소의 봉사이며, 35장에서 각 지파 가운데 성읍을 받게 된다.

3A.4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론 (26:63–65)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들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두 번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26:64–65; 14:28–35).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심판은 약속을 폐기하지 않았고, 새 세대가 거의 같은 규모로 서 있다. 민수기의 소망은 인간 세대의 본래적인 발전보다 심판 중에도 언약을 이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다.




3B. 슬로브핫의 딸들과 땅의 상속법 (27:1–11)

3B.1 슬로브핫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 (27:1–5)

슬로브핫에게 아들이 없자 다섯 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회막 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도자들 앞에 섰다. 그들은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으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27:1–4).

여성들이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기업을 요구한 일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믿은 행동이다. 모세는 관습만으로 판결하지 않고 그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가져간다(27:5). 새로운 상황에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지도자의 겸손한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3B.2 하나님의 판결과 상속 원칙 (27:6–11)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선언하시고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기업을 잇게 하셨다(27:7). 딸도 언약의 기업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그들의 요청은 이스라엘 전체의 상속법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본문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적 차이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 당시 관습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고 가족의 이름과 생계 기반을 보호했다. 이를 곧바로 현대 상속법의 모든 세부로 옮기기보다, 하나님의 기업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보아야 한다.




3C.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27:12–23)

3C.1 모세의 죄와 죽음의 예고 (27:12–14)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본 뒤 아론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유는 므리바에서 회중이 다툴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27:12–14; 20:12).

땅을 보는 은혜와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가 함께 있다. 모세의 위대함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 지도자의 생애에 매이지 않는다.

3C.2 새 지도자를 구하는 모세 (27:15–17)

모세는 자기 판결을 되돌려 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 회중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 달라고 기도한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27:16–17).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은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가 후계자를 개인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인간의 사유물이나 세습 재산이 아님을 밝힌다.

3C.3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명령 (27:18–21)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서 위임하며 모세의 권위 일부를 그에게 주라고 명하신다(27:18–20). 안수는 여호수아를 처음 유능하게 만드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람을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세우는 행위다(신 34:9).

여호수아는 모세와 똑같은 계시적 지위를 받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에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묻고, 여호수아와 회중은 그 말씀에 따라 나가고 들어와야 했다(27:21). 지도력은 말씀과 공동체의 질서 아래 행사된다.

3C.4 여호수아의 위임식 (27:22–23)

모세는 명령받은 대로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위임한다.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호수아의 위임은 세대 교체가 단절이 아니라 언약의 계속임을 보여 준다.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목자 없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3D. 정한 때에 드리는 제사 (28:1–29:40)




3D.1 제사 규례의 서론 (28:1–2)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고 명하신다. 새 세대가 땅을 분배받고 지도자를 세우는 준비 속에서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예배다.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양식을 필요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인간 식탁의 언어로 표현하여, 언약 백성이 정한 때에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나타낸다.

3D.2 매일 드리는 제사 (28:3–8)

매일 아침과 해 질 때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씩을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렸다. 절기와 특별 제사도 이 기본적인 상번제를 대신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은 큰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예배로 유지되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반복할 필요 없는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으므로(히 10:11–14), 교회가 이 제사를 재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규칙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3D.3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28:9–15)

안식일에는 매일의 번제에 어린 숫양 두 마리를 더하고,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둘과 숫양 하나와 어린 숫양 일곱 및 속죄제 숫염소를 드렸다. 매일, 매주, 매달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예배로 고백한 것이다.

제사의 양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땅에서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전제된다. 예배는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부족한 하나님을 채워 드리는 일이 아니다.

3D.4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 (28:16–25)

첫째 달 열넷째 날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부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생업을 멈추고, 매일 정해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장자를 보호하고 백성을 이끌어 내신 구원을 기억하게 한다. 새 세대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구원을 예배를 통해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선포한다(고전 5:7–8).

3D.5 칠칠절의 제사 (28:26–31)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수송아지 둘과 숫양 하나와 어린 숫양 일곱 및 속죄제 숫염소를 드렸다. 수확의 첫 열매는 땅과 노동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표지였다.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의 첫 열매가 나타났지만(행 2장), 민수기의 제사 수량을 교회 의식으로 옮길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와 성령의 선물 안에서 감사의 의미가 성취된다.

3D.6 나팔절과 속죄일의 제사 (29:1–11)

일곱째 달 첫날에는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고, 열흘째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두 날 모두 상번제와 별도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나팔 소리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속죄일은 죄와 부정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레 16장).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반복한 속죄일 제사가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설명한다(히 9:6–14; 10:1–14).

3D.7 초막절의 제사 (29:12–38)

일곱째 달 열닷새부터 이레 동안 지키는 초막절에는 다른 절기보다 훨씬 많은 제물을 드렸다. 수송아지는 첫날 열셋에서 날마다 하나씩 줄어 일곱째 날 일곱이 되고,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과 함께 수송아지 하나를 드렸다.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광야에서 장막에 살게 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축제다(레 23:39–43). 수송아지의 감소를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대한 직접적인 암호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의미는 풍성한 공급을 받은 공동체가 정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래의 소망과도 연결된다는 점이다(슥 14:16–19).

3D.8 절기 제사 규례의 결론 (29:39–40)

이 모든 제사는 서원제와 자원제 외에 정한 절기에 드려야 했다. 의무로 정해진 공동체 예배와 개인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았다.

한 해에 요구된 많은 제물은 죄의 지속성과 하나님께 받은 공급의 풍성함을 함께 보여 준다. 반복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지만, 장차 단번에 자신을 드릴 그리스도의 필요를 준비했다(히 10:1–4).




3E.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 (30:1–16)

3E.1 서원의 일반 원칙 (30:1–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맹세하면 자기 말을 어기지 말고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해야 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니지만, 자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뒤에는 가볍게 취소할 수 없었다(신 23:21–23; 전 5:4–5).

말의 신실함은 언약 백성의 중요한 표지다. 그러나 경솔하거나 악한 서원을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문 자체가 가정의 책임을 해치는 서원에는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

3E.2 아버지 집에 있는 젊은 여성의 서원 (30:3–5)

아버지 집에 있는 젊은 여성이 서원했을 때 아버지가 듣고도 말이 없으면 서원이 유효하지만, 그날 반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서원은 무효가 되었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었다.

이 규례는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웠던 고대 가정에서 한 사람의 서원이 가족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일을 조정한다. 여성이 영적으로 열등해서 하나님과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6장의 나실인 서원은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3E.3 결혼할 때 이미 한 서원 (30:6–8)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이나 경솔한 약속을 남편이 들었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남편이 당일에 반대하면 서원은 무효가 되고, 침묵하면 유효했다.

가정의 공동 책임을 고려하는 조치이지만, 남편의 변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들은 날에 결정해야 했고, 나중에 책임을 아내에게만 떠넘길 수 없었다.

3E.4 과부나 이혼한 여성의 서원 (30:9)

과부나 이혼한 여성이 한 서원은 그대로 유효했다. 그에게는 서원을 취소할 가정의 남성 대표가 없었으며,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직접 졌다.

이 한 절은 모든 여성의 서원이 본래 무효하거나 남성의 종교 행위에 종속되었다는 해석을 막는다. 규례의 초점은 여성의 능력보다 당시 가정 경제와 권한에 따른 책임 조정에 있다.

3E.5 기혼 여성의 서원 (30:10–15)

기혼 여성의 서원을 남편이 들은 날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승인한 뒤 시간이 지나 취소하면 남편이 그 죄책을 담당해야 했다(30:13–15).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며, 침묵으로 승인한 약속을 뒤늦게 뒤집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 규례를 오늘날 모든 결혼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여 아내의 모든 결정을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고대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서원으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종교적 의무를 조정한 법이다. 신약은 남편과 아내 모두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언약적 사랑과 책임으로 부른다(엡 5:21–33).

3E.6 서원 규례의 결론 (30:16)

마지막 절은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용되는 규례를 요약한다. 남성에게 일방적인 특권만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약속을 들은 즉시 책임 있게 판단하고 그 결정의 결과를 담당하게 했다.

중심 원리는 하나님께 드린 말을 신실하게 지키면서도, 개인의 경솔한 약속이 가족의 정당한 책임을 파괴하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






IV.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31:1–36:13)


4A. 미디안과의 전쟁 (31:1–54)

4A.1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침 (31:1–12)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알브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은 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31:1–2; 25:16–18).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모두 12,000명이 나가고,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동행한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언약적 심판으로 제시된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다섯 왕과 발람을 죽이고 사람과 가축과 재물을 사로잡는다. 발람은 22–24장에서 참된 축복을 전했지만,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유혹하도록 조언한 사람으로 드러난다(31:8, 16; 계 2:14). 옳은 예언을 전한 경험이 탐욕과 악한 삶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4A.2 진영의 거룩함을 보존함 (31:13–24)

모세는 군대가 바알브올 유혹에 참여한 여자들을 살려 온 것을 보고 진노하며, 남자아이와 남자를 경험한 여자를 죽이고 어린 여자들은 살려 두라고 명한다(31:13–18). 이 본문은 오늘의 독자에게 가장 무겁고 어려운 장면 중 하나다. 콜은 이를 바알브올에서 발람의 계책을 따라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끈 사건에 대한 거룩한 전쟁의 심판으로 설명한다. 살아남은 어린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본다(Cole, Numbers, 31:13–24). 따라서 본문은 미디안이라는 민족 일반에 대한 영구적 증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언약 배교로 이끈 특별한 사건에 대한 제한된 심판으로 제시된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죽음이 주는 도덕적 충격을 가볍게 설명하거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선한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정복기의 거룩한 전쟁은 구속사의 특정 시기에 하나님의 직접 명령 아래 시행된 심판이며, 신약 교회의 전쟁 방식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여 거룩을 지키는 국가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으로 악에 맞서는 공동체다(마 26:52; 엡 6:10–18). 올슨도 이 전쟁을 지속적인 폭력의 전형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기에 한정된 조치로 보며, 본문 자체가 전쟁으로 생긴 부정을 정결하게 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한다(Olson, Numbers, 31:1–24).

죽인 사람과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해야 했다. 불에 견디는 금속은 불과 물로, 나머지는 정결의 물로 씻었다(31:19–24; 19장).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전쟁이라도 죽음과 접촉한 사람과 물건이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경건한 폭력의 낭만화가 아니라 죽음과 부정을 동반하는 엄중한 심판이다.

4A.3 전리품의 분배 (31:25–54)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군인과 남아 있던 회중이 절반씩 나누었다. 군인의 몫 가운데 오백분의 일은 제사장에게, 회중의 몫 가운데 오십분의 일은 레위인에게 주었다(31:25–47). 승리의 열매는 전투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독점하지 않고 공동체와 성소의 봉사자에게 분배되었다.

지휘관들은 군인을 계수한 결과 한 명도 잃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노획한 금붙이를 하나님께 드려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31:48–54). 첫 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진 것과 달리 새 세대의 첫 전쟁에서 생명이 보존된 일은 약속의 땅을 앞둔 소망을 강화한다. 그러나 금 예물과 정결 규례는 승리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 없이는 자랑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4B. 요단 동쪽 지파들의 정착 (32:1–42)

4B.1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과 모세의 경고 (32:1–15)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야셀과 길르앗 땅이 목축에 적합한 것을 보고 “우리를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한다(32:1–5). 모세는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그들만 머물면 공동체의 사기를 꺾고,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이 했던 죄를 반복하게 된다고 강하게 경고한다(32:6–15).

본문은 처음부터 그들의 내적 동기를 모두 판결하지 않는다. 문제는 요단 동쪽 땅 자체보다 공동체의 사명에서 빠져 자기 가족과 가축의 안전만 먼저 확보하려는 듯한 요청 방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공동체적 책임에서 벗어날 권리가 되지 않는다.

4B.2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과 합의 (32:16–32)

두 지파는 가축의 우리와 자녀들이 거주할 성읍을 세우고, 장정들은 무장하여 다른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 싸우겠다고 약속한다(32:16–19).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싸우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속을 어기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경고한다(32:20–24).

합의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 지도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된다(32:25–32).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도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군대는 실제로 요단을 건너 형제들과 싸웠다(수 4:12–13; 22:1–4). 따라서 그들의 선택을 단순한 불신으로만 단정하기보다, 처음의 위험한 요청이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약속으로 교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B.3 요단 동쪽 땅의 분배와 정착 (32:33–42)

모세는 시혼과 옥의 땅을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각 지파는 성읍을 재건하고 이름을 바꾸며 목축지를 확보했다. 므낫세 자손 마길과 야일과 노바도 지역을 점령했다(32:33–42).

이 땅은 가나안 서쪽과 같은 방식으로 원래 약속된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혼과 옥에게서 주신 실제 기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요단이라는 지리적 경계 밖에 정착한 지파들은 이후 서쪽 지파들과의 연대를 계속 지켜야 했다(수 22장).




4C.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33:1–49)

4C.1 광야 여정의 기록 (33:1–49)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록한다. 라암셋에서 출발한 첫 장면은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히 나왔으며,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셨다고 회고한다(33:3–4).

마흔두 곳의 지명은 크게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 시내에서 가데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위치를 오늘의 지도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목록의 목적은 지리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긴 광야 세월의 출발과 머묾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실제 역사 속에서 이어졌음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 호르산의 아론 죽음과 당시 나이까지 기록한 것은 첫 세대의 종말을 다시 상기시킨다(33:38–39).




4D.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 (33:50–56)

4D.1 우상을 제거하고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 (33:50–56)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산당을 없앤 뒤, 제비로 땅을 나누어 거주해야 했다(33:50–54). 이는 인종적 차이를 이유로 한 정복 명령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우상숭배로부터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명령으로 제시된다(창 15:16; 신 9:4–6).

가나안 사람을 남겨 두면 그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려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다(33:55–56). 이 경고는 땅의 소유가 민족적 특권으로 무조건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도 같은 우상숭배를 따르면 같은 심판을 받는다. 오늘의 교회가 이 명령을 영토 정복이나 종교 폭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4E. 약속의 땅을 분배할 준비 (34:1–29)

4E.1 약속의 땅의 경계 (34:1–15)

하나님은 가나안의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 경계를 정하신다. 남쪽은 신 광야와 가데스바네아 부근,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하맛 어귀 방향, 동쪽은 긴네렛 호수와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르는 선으로 제시된다(34:3–12).

약속의 땅에는 실제 경계가 있다. 땅은 이스라엘의 무한한 팽창 욕망을 승인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업이다. 요단 동쪽을 이미 받은 두 지파 반을 제외한 아홉 지파 반이 이 경계 안에서 기업을 받는다(34:13–15).

4E.2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 (34:16–29)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감독하고,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직접 지명하신다. 1장의 첫 인구 조사 때 세운 지도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새 세대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맡는다.

땅의 분배가 개인적 힘이나 지파 간 협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적인 대표자와 질서가 세워졌다. 기업은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그 선물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지도자의 책임이 필요하다.




4F.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35:1–34)

4F.1 레위인에게 줄 성읍 (35:1–8)

넓은 지파 영토를 받지 못한 레위인은 각 지파의 기업 가운데 마흔여덟 성읍과 주변 목초지를 받는다. 큰 지파는 많이, 작은 지파는 적게 내어 주었다(35:7–8). 레위인이 한 지역에 고립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거룩과 율법을 가르치며 섬기게 한 배치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하신 사실은 그들에게 거주지와 생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18:20). 영적 봉사를 이유로 실제 생활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며, 공동체가 받은 땅에서 그 필요를 함께 담당하게 하신다.

4F.2 도피성과 살인에 관한 규례 (35:9–34)

레위 성읍 가운데 여섯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의 보복자를 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도피성이 된다. 쇠나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고의로 치거나 미움과 매복으로 죽인 사람은 살인자로 판결하지만, 원한 없이 우연히 밀치거나 물건을 던져 죽게 한 경우는 회중이 판단하여 도피성으로 돌려보냈다(35:16–25). 한 증인의 말만으로 사형에 처할 수 없었고, 살인자는 돈을 내고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35:30–32).

비고의적 살인자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다. 이는 그의 행위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보복을 제한하면서도 흘린 피의 심각성을 인정한 조치다. 대제사장의 죽음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한 대표자의 죽음이 공동체에 새로운 자유를 가져오는 구조를 보여 준다. 이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직접 예언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름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피 흘린 사람이 자유를 얻는 모습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히 9:11–15).

무죄한 피는 땅을 더럽히며, 피 흘린 땅은 살인자의 피 외에는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35:33–34). 생명을 돈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므로 정의 없는 땅은 거룩한 기업으로 유지될 수 없다. 도피성은 살인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면서 사적 복수가 또 다른 무고한 피를 낳지 않도록 진실한 판결을 보호한다.




4G. 슬로브핫 사건의 보충 규례 (36:1–12)

4G.1 기업을 지파 안에 보존하는 규례 (36:1–12)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님은 딸들의 상속권을 취소하지 않고, 기업을 이은 딸은 자기 조상 지파 안에서 결혼하게 하여 개인의 권리와 지파의 기업을 함께 보존하셨다(36:5–9).

슬로브핫의 딸들은 명령대로 사촌들과 결혼해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 남게 했다(36:10–12). 27장에서 여성의 정당한 요구로 시작한 이야기가 공동체 전체의 공정한 분배까지 고려하는 보충 판결로 끝난다. 성경의 법은 추상적 규칙만이 아니라 실제사건을 통해 원리가 더 분명해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4H. 민수기의 결론 (36:13)

4H.1 모압 평지에서 주신 명령의 결론 (36:13)

민수기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규례라는 말로 끝난다. 백성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지만 진은 정비되었고 지도자는 세워졌으며, 땅의 경계와 분배와 거룩을 지킬 법이 준비되었다.

첫 세대의 무덤으로 가득했던 광야 이야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새 세대에서 멈춘다. 결말은 새 세대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하지 않고 신명기와 여호수아로 질문을 넘긴다. 그러나 인간 세대의 불확실함보다 더 분명한 것은 반역과 심판을 지나서도 자기 백성을 약속의 문턱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부록] 민수기의 두 세대 한눈에 보기

첫 세대—준비와 실패(1:1–25:18): 첫 인구 조사에서 603,550명의 군사가 계수되고, 성막 중심의 진과 예배 질서가 세워진다. 그러나 다베라의 원망, 음식에 대한 탐욕, 지도권 도전, 가나안 거부, 고라의 반역과 바알브올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계수된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

새 세대—다시 주어진 준비(26:1–36:13):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601,730명이 계수되고, 땅의 상속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 절기와 서원, 요단 동쪽 정착, 가나안 경계와 도피성이 준비된다. 새 세대도 죄 없는 세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전체 흐름: 민수기는 ‘나쁜 세대에서 좋은 세대로 발전하는 이야기’라기보다, 모든 세대가 은혜와 중보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만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이야기다. 광야의 실패는 교회에 경고가 되고, 놋뱀과 정결의 물과 제사장 중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더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요 3:14–15; 고전 10:1–12; 히 3:7–19; 9:13–14).









신명기

성경 해설


신명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으로, 약속의 땅 동쪽 모압 평지에 선 새 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언약적 설교와 그 마지막 행적을 담는다.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해석하고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가나안에서 살아갈 세대에게 다시 가르치지만, 단순히 앞선 법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할 신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첫 구절의 표현을 따라 ‘말씀들’을 뜻하는 ‘데바림’이다. 헬라어 칠십인역과 라틴어 전통의 명칭은 17장 18절의 ‘이 율법의 등사본’을 ‘두 번째 율법’으로 옮긴 데서 유래했고, 여기에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나 이 책은 처음 율법과 경쟁하는 새 법전이 아니라, 호렙에서 주신 토라를 새 세대의 삶에 설명하고 적용한 언약의 말씀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신명기는 대부분을 모세의 연설로 제시하고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다고 증언한다(1:1-5; 31:9, 24). 구약과 신약도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와 연결한다(왕하 14:6; 마 19:7-8; 행 3:22). 마지막의 모세 죽음과 이후 평가 같은 부분은 영감받은 후대의 기록자가 덧붙였을 수 있지만, 이것이 모세의 기본적인 저작 권위와 책의 역사적 배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명기를 포로기 개혁자들이 모세의 이름으로 만들어 낸 문서로 보는 비평적 가설은 책 자체와 성경 전체의 증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핵심 연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주전 15세기 또는 13세기의 모압 평지라는 역사적 상황에 놓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출애굽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고, 새 세대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세는 자신이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와 광야를 거쳐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백성의 반역을 회고한다. 첫 독자들은 풍요와 우상숭배, 가나안의 종교와 강한 민족들 앞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을 위험에 놓였다. 신명기는 땅을 자기 힘으로 얻은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받으며, 세대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충성하도록 준비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4:

43은 호렙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며 과거의 불순종에서 배우도록 하는 첫 연설이다. 4:44–11:32은 십계명과 쉐마를 중심으로 여호와만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언약의 기본 요구를 밝힌다. 12–26장은 예배의 장소, 우상숭배, 지도자, 정결, 절기, 사회적 정의, 전쟁과 가정생활 등 약속의 땅에서 십계명이 적용되는 구체적 삶을 다룬다. 27–30장은 언약 갱신과 복과 저주, 포로 이후의 회복,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제시한다. 31–34장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율법을 맡기며 모세의 노래와 축복, 죽음을 기록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신명기의 중심 명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이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백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6:4-5). 이 사랑과 순종은 구원을 사는 대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조상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한다(7:6-8; 10:15-16).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되새겨야 한다.

땅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상숭배와 불의 속에서도 자동으로 보장되는 소유물이 아니다. 왕과 제사장과 재판관과 선지자는 모두 말씀 아래 있으며, 약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향한 공의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열매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실제 역사와 삶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개인의 모든 번영과 고난을 단순한 행위 보응 공식으로 해석하게 하지는 않는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신명기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과 자손의 약속, 출애굽의 구원, 호렙 언약을 한 흐름으로 묶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완고함을 알고 불순종과 포로를 예고한다. 동시에 마음을 다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다(30:1-10). 이 약속은 외적 율법만으로 고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문제와 새 언약의 내적 갱신을 바라보게 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자기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다(18:15-19). 신약은 예수님을 이 약속을 완성하는 선지자로 증언하며, 그는 광야 시험에서 신명기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을 바로 걸으셨다(마 4:1-11; 행 3:22-26). 또한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자에게 선언된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이르고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셨다(신 21:22-23; 갈 3:13-14). 복음은 말씀을 폐기하지 않고, 순종하신 아들과 저주를 담당하신 구주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신다.




9. 읽는 방법

신명기를 은혜와 대립하는 율법주의의 책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출애굽의 구원이 있으며, 순종은 이미 구속받은 백성의 사랑과 감사의 응답이다. 가나안 전쟁과 우상숭배 심판은 개인적 폭력이나 종교 전쟁을 허가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심판과 언약 백성 보존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복과 저주를 번영신학의 공식으로 만들지 말고, 신명기의 법을 현대 국가에 그대로 옮기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사적 위치와 창조 질서·도덕적 원리·이스라엘의 시민법적 특성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신명기 서론 및 본문 해설; J. G. 맥콘빌, 『신명기』;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 『신명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1권 신명기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신명기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신명기 서론(1:1-5)

신명기는 민수기와 이어진다(민 36:13). 서론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토라]을 강조한다(1, 5절).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씀은 역사적, 지리적 문맥(호렙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모압 땅까지) 속에 자리 잡는다. 신명기 전체에서 “나레이터”의 서술 관점은 모압이다(5절).

“모세의 설교는 최종적으로 특정한 예배 때 정기적으로 낭송하기 위한 언약 문서로 이해되는 책 안에 기록되었다(28:58, 31:9). 그러나 모세의 설교는 단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적 내러티브에 기반을 둔 설교이고, 호렙에서의 언약을 재진술하는 설교다.”(맥콘빌)




II. 모세의 연설: 역사적 프롤로그 (1:6-4:43)


1. 그 땅을 소유하라(1:6-8)

모세의 첫 번째 연설이 시작된다. 모세는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렙산을 떠나 “방향을 돌려 여행하라”고 명령하신다(7절).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은 19절(“우리가 여행했다”)에 나온다. 신명기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연대된다(“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6절). 이제 2세대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는 명령(8절)을 이어받는다. 7절에 묘사된 가나안 땅의 윤곽은 창세기 15:18-21, 신 11:24에 나타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2. 수령을 세우다(1:9-18)

모세는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의 행정 체계를 세운다. 각 지파별로 지혜와 “분별력”(왕상 3:9)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들을 택하여 천부장-백부장-오십부장-십부장을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가 “하늘의 별같이”(창 26:4) 많으므로 자신 혼자 짐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cf. 출 18:14, 민 11:11-17, 모세는 지도자들을 세운 일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풀어간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많게 하실 텐데(11절) 이를 위해 여러 어려운 일들과 “너희의 다투는 일”(12절)을 재판할 지도자가 필요했다. 모세는 그때 재판장들에게 “공의”[체덱]로 재판하며 편향됨 없이 하라고 명령했다(16-17절, 10:17, 16:18-20, 출 28:21, 대하 19:6, 8-11). 왜냐하면, “판결/정의”[미쉬팟]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조직은 사법 기능과 군사 기능이 통합되어있지만(16절의 “재판장”은 “사사”와 같은 단어다) 여기서는 사법적 기능이 강조된다.




3. 정탐과 부정적 보고(1:19-46)

이 단락은 7절의 “여행하라”는 명령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아모리 족속의 산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민 13-14장)을 압축적으로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올라가 “소유하라”고 말씀하셨다(이것은 약속이자 명령이다). 이어지는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 말라”(21절)는 명령은 신앙적 도전이었다(32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정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23절)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 하신다고 말했다(26-27절). “사랑”과 “미움”은 언약의 언어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멸망시킬 의도였다고 한 것이다.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며 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현재의 청중(“너희”)을 도전한다. 모세의 격려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다(30, 33절, cf. 이 구절들은 “우리 앞에 보내어”-22절-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룬다). 출애굽 사건 때와 광야의 여행길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시다(3:22).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믿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자기 아들을 안은 것같이 안으시고 이곳까지 오신”(31절, 호 11:1)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태도와 말(27-28절)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cf. 민 20:12). 오직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39절) 그들의 자녀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끝났고 이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주어진다(40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43절).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서야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운다(41절, 그들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42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올라가 싸우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4. 광야 배회와 요단 동편 왕들 정복(2:1-3:7)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와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배회를 뒤이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 요단 동편의 헤스본(시혼 왕)과 바산(옥 왕)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야기는 역사적, 지리적 순서(민 20-24장)를 따르지 않고 순서를 교정하여 반복적 형태를 이루며 신학적 이유(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심, “여호와의 전쟁”)를 제시한다. 다섯 번의 패턴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지역의 역사가 기록되며 지나가거나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다(2:7).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 사사로운 이유로 그들을 약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는 길에 적군을 물리치시는 용사셨으며(2:15) 이스라엘의 이름을 높이시고(2:25), 적군을 이스라엘에 넘기심(2:33, 36, 3:2, 3)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2:34과 3:6에서 [헤렘] 즉 “진멸하여 봉헌하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성전”(20:10-18)으로서 수행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5. 요단 동편 땅 분배(3:8-17)

이 단락은 대부분 여호수아 13-19장에 있는 땅 분배 내러티브와 흡사하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복한 영역들을 고대 근동 군주처럼 “수여”한다.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땅분배에 이어지는 내러티브는 모세의 정복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게 하며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계승(21, 28절)이라는 주제를 보강해 준다.

8-10절은 앞 단락(2:26-3:7)의 정복 내러티브를 반복하며 차지한 영토의 남쪽(아르논/평원)과 북쪽(헤르몬 산/바산) 경계를 설정한다. 11절은 삽입구로 옥(르바임) 왕의 전설적인 위대함을 증거한다(그의 침대는 4✕2m였다). 르우벤과 갓은 요단 동편 땅의 남쪽 절반을 분배받으며(cf. 수 13:15-28) 므낫세 반 지파는 길르앗의 남은 지역과 북쪽(바산) 지역을 받는다(12-13절). 야일과 마길은 므낫세의 두 영웅이다(14-15절, 삿 10:3-5). 르우벤과 갓의 땅은 얍복 위로 요단 골짜기(아라바)를 따라 좁은 지구로 갈릴리 바다(긴네렛)까지 뻗었다(16-17절).




6.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3:18-22)

모세가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과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처자와 가축은 남기고 다른 형제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20절)을 정복하고 그 후에 돌아와야 한다(cf. 민 32장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 자로서 두려워 하지말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22절, 1:29-30).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왕(시혼과 옥)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격려한다. 3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땅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맥콘빌)는 사실을 확증한다.




7.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3:23-29)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함께 자신도 요단을 건너서 “아름다운/좋은[토브]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로 더이상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모세는 이 일이 “너희 때문”이라고 회고한다(1:37, cf. 맥콘빌은 모세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34:1-4). 그러나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가 할 일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남은 정복 사업을 이루실 것이다. “신명기 신학에서, 받은 땅은 또한,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이다”(맥콘빌).




8. 규례와 법도(4:1-8)

모세는 역사적 회고를 마치고 이제 현재의 청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규례와 법도”는 특별히 신명기 5-26장에서 제기하는 율법 전문을 가리킨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며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2절).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는 말의 예증으로 바알브올 사건(민 25:1-8)을 언급한다. “바알브올”(모압의 신 그모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살아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5-6a절). 5-6a절(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율법 순종과 땅을 차지하는 일(복)의 관계성은 단순히 순종의 결과로 복이 주어지는 것(1절의 암시처럼)이 아님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이 요구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지혜이다(6b절).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이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나라이다. 또한, 공의로운 율법[토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증명해 준다. 모세는 출애굽과 시내산의 신현을 암시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율법을 수여하신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임을 강조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토라만이 이스라엘에서 지혜와 공의이며, 토라에 의해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자들은 바로 그 민족 전체다”(맥콘빌).




9. 만남: 말씀하시는 하나님(4:9-14)

본문은 조약의 선언과 유사한데 호렙산(시내산)에서 있었던 만남을 상기시킨다(5:22-33, 출 19-24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매우 주의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자신[네페쉬]을 지켜라.” [네페쉬]는 전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일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문제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강림하사 불길 중에 “말씀하시는” (12, 33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한, 그분의 언약(십계명, “열 가지 말씀들”)도 받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연대성이 강조된다.




10. 하나님만을 예배하라(4:15-24)

여기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한다(5:8-9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과의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의(형상에 절하고 숭배하는 일)가 우선이지만, 이스라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들음과 실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배정하신 분이다(19절). 그러니 피조물을 신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명령(23절)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모세의 개인적이고도 전인격적인 호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심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말하고 이어서 자신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좋은[토브]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음(20-21절)을 언급함으로써 그 개인적인 호소에 무게를 싣는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인으로서 결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24절, 5:9).




11. 저주와 축복(4:25-31)

본문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 그 명령을 어길 경우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한다. “스스로 부패하여/멸망하여”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땅 수여의 역전) 남은 수가 많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하나님과 반대) 목석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연대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이스라엘(자손들)을 “너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과도 같다. 한편, 이스라엘의 언약 파괴로 따라오는 당연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다. 포로된 그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찾게 될 것인데-완료형)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29절).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하여/멸망하여(25절) 언약을 잊을 지라도(23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31절). 하나님의 성품(긍휼히 여기심)이 이스라엘의 돌아옴의 근거가 된다(cf. 호 11:8-9).




12.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4:32-40)

모세의 첫 번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특권에 관해 말한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심을 받았으며, 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민족이다(33-34절, 12절). 이런 일은 창조 이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일이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3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의지하는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의 땅”을 정복해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신 왕이시다.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은 그분의 백성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40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다(37절, 7:7).




13. 도피성(4:41-43)

이 단락은 요단 동편에 세운 도피성에 대해 짧게 언급한다. 19장 1-3절에서는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근본적으로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적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곳에서 개인적인 피의 복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III. 모세의 연설: 율법(4:44-26:19)


1. 역사에 새겨진 말씀(4:44-49)

“율법[토라]”은 전체 율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규례와 법도”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가리킨다. 1:1-5에 상응하여 “요단 동쪽” 정복과 그 땅 경계를 반복한다. 아모리 족속(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는 일종의 첫 열매이다.




2. 십계명에 대한 서언(5:1-5)

어떤 면에서 5장은 원율법책(Principal Law, 5-11장)의 시작이다. 1-5절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언약은 조상들(족장들-6:3)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은 위엄과 두려움(불) 가운데 임하셨고 그래서 모세 자신이 중재자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말의 신적 권위를 증거한다(27, 31절).




3. 십계명(5:6-21)

6-21절은 십계명(“열 개의 말씀들”-4:13)이다. 6절은 십계명이 “순수한” 윤리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는 구원자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법)임을 강조한다. 신명기의 십계명은 출애굽기(20:2-17)에 나오는 형태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먼저 12절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표현 대신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다. 또 14절에서는 안식일 명령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첨가되었으며 15절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동기부여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에 근거를 둔 것과는 대조된다.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의 결과에 대해 장수뿐 아니라 “복을 누리리라”(4:40, 8:16)는 말씀이 추가된다. 21절에서는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 “아내”가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됨으로써 강조점이 바뀐다. 마지막 동사 “탐내지 말라”[아바]는 출애굽기의 동사 [하마드]와는 다르며 흔히 급히 잘못된 행동을 초래하는 강한 열망의 욕망을 함축한다(7:25, 수 7:21).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 작은 변형들이다.

“살인”[라차흐](17절)라는 용어는 법적이거나 군사적 문맥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간음에 관한 법(18절)은 기혼자들 사이에 관해서뿐 아니라 혼외 관계, 강간, 금지된 혼인에 대해서도 말한다(22:9-30). 20절의 “거짓 증거”는 법률 체계와 연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마지막 계명(21절)은 마음의 욕구를 다룬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카우프만과 브롤리크는 12-26장이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율법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중재자로서의 모세(5:22-33)

이 단락에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장면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음성으로 “총회”(23장)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cf. 출 19:16-25, 20:18-22). 또 다른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신할-그 일이 가능한- 중재자(모세)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24-26절). 모세는 그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홀로 하나님 “곁에” 서서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31절)를 들었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의 신적 권위를 증거한다(5절). 그러므로 현재의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제부터 전할 가르침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32절). 이것은 생명과 복을 얻고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장수 할 것이다.




5. 이는 명령이다(6:1-3)

“이는 ... 명령이다”는 도입구로 단수이며 다음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와 동격이다.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출 3:8)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며 장수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듣다”[샤마]와 “지키다”[샤마르]는 주의 깊은,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암시한다.




6. 쉐마(6:4-9)

“들으라”[쉐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막 12:29). Gordon은 “하나”(ONE)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선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선포로 귀결된다(5절). 이것은 언약적 충성 언어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다른 신(우상)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호세아 선자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나뉘었다”(호 10:2)고 지적하며 “다른 신을 알지 말라”(호 13:4)라고 경고한다. 5절에서 “뜻”으로 번역된 [네페쉬]는 대개 “영혼”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활력을 가리킨다. 6-9절은 온전한 헌신의 개념을 확대한다. 이 계명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가르치고 되뇌일 수 있도록 표시들을 항상 그들 앞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외적 요구의 내면화이다(cf. 잠 6:21, 7:3).




7. 충성 명령(6:10-15)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에 대해 맹세하신 일을 반복하여 말하며 그 성취의 확실성과 은혜(왕의 하사품)를 강조한다. 성읍과 집, 우물과 과실들은 모두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값없이 얻게 될 것들이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예배, 순종)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는 8:7-20에서 더 풍성하게 발전된다.




8. 믿음의 시험(6:16-19)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과 다투었다(맛사).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하였다(출 17:7). 맛사에 대한 회상은 현 문맥과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시험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시험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정직하고 선한 것을 행해야 한다.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9.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6:20-25)

7절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했었다. 여기서는 만약 아들이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물을 때에 할 말을 가르쳐 준다. 그때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큰 역사(4:34)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과 뜻에 대해 말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25절, 33:21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의”[체다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윤리적 명령이 되었다. 바른 행동(정직)과 그 결과인 “의” 사이의 관계는 24:31에서 잘 나타난다.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증명된다.




10. 거짓 예배를 진멸하라(7:1-5)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수 3:10)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을 진멸[헤렘]해야 한다(2:34).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도리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과 제단들을 헐어야 한다.




11. 성민으로서의 이스라엘(7:6-11)

여기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깨뜨려야 하는 이유가 나온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세굴라]으로 택함을 받은 “구별된”(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이다(출 19:6). [세굴라]는 왕의 개인 재산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다(대상 29:3, 전 2:8, cf. 아카드어와 우가리트어에서 이와 동급의 단어는 왕을 신의 특별한 소유로 묘사한다. 또한, 이 용어는 조약 문맥에서 봉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이유(동기)는 이스라엘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내적-자율적인 뜻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다(7절, 4:37).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조상(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맹세하셨다(언약을 맺으셨다, cf. “사랑”은 고대 근동 조약 언어에서 조약 당사자들의 상호 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an).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9, 11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천 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헤세드]를 베푸시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실 것이다(10절).

“이 영원한 사랑의 수혜자는 말 그대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 사이의 차이가 처음에는 현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희미해졌다.... 궁극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맥콘빌).




12. 복(7:12-16)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언약은 이미 체결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샤마으] 지켜[샤마르]”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시도록”[샤마르]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은 그들의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생육과 소산의 풍성함, 질병에 걸리지 않음)을 주실 것이다.




13. 거짓 예배를 진멸하라(7:17-26)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숫자적인 열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큰 이적과 강한 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21절). 20절의 “왕벌”은 “극심한 공포”로 번역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완전히 쫓아내실 것이지만 들짐승들이 번성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22-23절, 출 23:27-30).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우상에 입힌 금을 탐내지 말고, 그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14.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8:1-6)

1절은 7:12의 표현처럼 조건절로 표현된다. 모세가 말하는 모든 명령[미츠바]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살고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지만(7절),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시는지 시험하신 것이었다(2절). 특별히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것은 사람[하아담]이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일이었다(마 4:4). 이스라엘은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훈육(징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6절).




15. 그러므로 순종하라(8:7-11)

이 본문은 “좋은[토브] 땅”의 그림을 그려준다.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각종 소산이 풍성하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옥토=“좋은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땅을 하사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16. 하나님을 잊지말라(8:12-20)

모세는 이스라엘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과 소유의 풍성함 속에 살 때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강조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만나를 통해 시험하셨던 일도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16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 얻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말하며 교만해질 것이다(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조상들에게 한 맹세(언약)를 지키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세는 만약 그들이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같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경고한다(19-20절, 언약 저주 공식).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7:15)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선택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자는 늘 언약적 요구 사항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긴 하지만, 언약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신명기가 사용한 언약 양식은 언약적 저주의 실행에 대한 어떤 결정론도 수반하지 않는다”(맥콘빌).




17. 금송아지를 만듦(9:1-10:11)

이 단락은 출애굽기 32-34장의 금송아지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순서를 약간 조정한다. 이 단락의 구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8. 네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9:1-7)

“들으라”[쉐마]라는 말로 시작한다. “차지하다”[야라쉬]는 동사는 “소유하다, 탈취하다”라는 의미로 9장에서 강조되며 여러 번 등장한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공의로움”[체다카]때문에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땅의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이며 그 성읍들은 크고 높으며 그 백성은 거인(아낙)의 자손이다(1:28).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실패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가사 그들을 멸하심으로(3절)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악함을 벌하심이며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심이다(4-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줄곧 여호와를 거역해왔다고 증거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6절).




19. 이스라엘의 반역(9:8-24)

모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 지(6, 13절)를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증거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보내며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십계명)을 받고 속히 내려가라는 명령을 듣는다.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 하나님에게서 직접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지만(4:13), 그들은 그사이에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12절). “속히/빨리”라는 말이 강조된다(16절).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민족이다.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렸으며(17절),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2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기도)을 들으시고 백성과 아론을 멸하려는 뜻을 돌이키셨다(19-20절).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완고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이 불평했던 지역들(다베라-민 11:3, 맛사-출 17:7, 기르못 핫디아와-민 11:35)을 언급한다(22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7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은 또 다른 완고함의 상징이다. 이스라엘은 올라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줄곧 여호와를 거역/반역해왔다(24절).




20. 언약 갱신과 여정 재개(9:25-10:11)

9:26-29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다(출 32:11-13).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두 가지 호소의 근거를 담고 있다. 첫째는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주의 기업”된 백성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출 32:12, 민 14:16). 모세는 “그 땅”(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을 두려워한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다(9:29). 모세의 기도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자격이 안 되고 멸망해야 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그들을 이끄셨으며,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10:1-5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써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는 장면을 소개한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두 돌판을 대신하여 새로운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신다. 이번에는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에 두어 지금까지 보관하였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그들의 신의 “발등상”에 조약의 복사본을 놓는 것이 관례였다.

10:6-9은 삽입된 구절로 번역들에서 대개 괄호가 사용된다.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제사장 직임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임무(언약궤를 메는 일과 여호와를 섬기며 백성을 축복하는 일)에 관해 설명한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임으로 그들에게는 형제 중에 분깃이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포함된다. 10:10-11에서 모세는 자신의 역할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를” 멸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반복한다(9:9, 19).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떠나라고 명령하신다(2:24, 출 32:34, 33:1).




21.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10:12-22)

이제 역사적 회상에서 명령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① 그분을 경외하고 ② 그분의 모든 길에 걷고 ③ 그분을 사랑하며 ④ 온몸과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⑤ “네 행복[토브]을 위하여”(6:24)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12-13절, cf. 미 6:8).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그중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16절에서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신명기는 이제 그들의 ‘자손’인 모압 세대로 확대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택에 내적 실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f. 렘 4:1-4, 롬 2:25-29). 그 내적 실재는 그 백성의 특성의 관점에서 설명되는데, 그것은 앞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과 다른 반역들의 예들(9:1-10:11) 속에서 ‘다시는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 막 드러났었다(cf. 9:6)”(맥콘빌).

모세는 하나님을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라고 표현한다(17절). 이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시편 136편 2-3절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여호와가 절대적 최고임(우월함)을 단언하는 것이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이라는 표현도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하나님께 적용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18절)는 당시 법정에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약자들로 고대 근동 왕들은 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이상으로 여겼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를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여야 한다(20절). 그리고 그분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함으로써(19절) “왕적”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확대한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은 자신들의 비참했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는 겸손의 열매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과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두려우신” 일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22.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11:1-7)

모세는 현 (모압) 세대와 그들의 자녀들 사이를 구분하며 자녀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현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현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요구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 자녀들과의 구분은 그 자녀들이 언약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 세대가 출애굽 1세대와 연대성을 갖듯이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29:14-15). 여기에서 구분은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cf. 19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 회상은 신명기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홍해 사건 것과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징계(민 16장)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온다.




23. 축복과 저주(11:8-17)

순종과 가나안 땅에서의 누림을 연결한다.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서 날이 장구할 것이다(8-9절 6:1-2). 그 땅은 애굽과 다르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12절)으로 스스로 풍성한 소산을 낼 것이다. 모세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몸으로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풍요하고 번성할 것이다(13-15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그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24. 자녀를 가르쳐라(11:18-21)

여기에서 권면은 6:6-9과 매우 닮았다. 그러나 강조점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쪽에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모세의 말”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한 언약 안에서 복을 장구히 누리게 해야 한다. 이는 11: 2에서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구분을 폐하게 한다. 그들의 자녀들은 한 언약 안에 있다.




25.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11:22-25)

다시 한번 정복에 대한 기본 약속을 표현한다. 명령과 약속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지만, 강조점은 약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31절).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으로 그것을 취할 것을 요구하신다. 상대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들이며, 얻게 될 땅이 가나안의 모든 땅(24절, 1:7)이라는 언급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더욱 강조한다.




26. 그리심 산과 에발 산(11:26-32)

26절은 “보라”로 시작한다. 모세는 “복”[베라카]과 “저주”를 그들 앞에 “놓았다”([나탄] “주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30:15-19). 만일 듣는다면 복이지만, 명령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킨다면,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른다면 저주가 될 것이다(28절). 복과 저주는 언약의 언어이며 27-28장을 예비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언약식의 선언을 수행하라고 명령한다(29절). 두 산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모레 상수리나무”를 언급하는 것은 신학적 의미가 깊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세웠다(창 12:6-8).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다(창 34장).




27. 구체적인 법령들의 시작, 택하신 곳(12:1-28)

법에 대한 긴 서문(5-11장)에 이어 12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는 구체적인 법령들을 다룬다(“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조약의 세부 약정에 비교하지만 이곳의 법령은 법에 가깝기 때문에 조약에서 발견되는 세부 조항과는 다르다. 12장은 출애굽기(20:22-26)와 마찬가지로 예배 장소에 대한 법으로 시작하지만 그 허용된 제단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조를 보인다. 신명기의 예배 장소에 관한 법은 출애굽기보다 엄격하지만 레위기(17장)보다는 엄격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예배 장소와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5, 11, 14, 21절)에서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2-6절). 그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실 곳이다(5절, 왕상 8:29).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8-11a, 13-14절). 그곳으로 모든 제물과 십일조를 가져오며 그곳 곧 “하나님 앞에서”(7절) 자녀와 노비, 레위인 모두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도록 해야 한다(7, 11b-12, 18-19, 26절). 이스라엘의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이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다.

“이곳에는 아직 분명한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아적 해석은 언젠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며 거룩하고 차별 없는 한 백성이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에서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름’에 대한 약속은 ‘장소에 대한 관용구’를 칠십인역 형태로 제시한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론을 상기시킨다. 즉 문제의 이름은 그리스도이며, 이 이름을 둘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맥콘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외에서는 어떤 제물(가축)도 잡아서는 안 된다. 제물이 아닌 먹기 위해 고기(정결한 고기-신 14:5)를 잡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15, 17, 20-22절). 한편, 가축을 잡아서 먹을 때는 그 피를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16, 23-25절). 피는 생명이기에 먹어서는 안 된다(레 17:8-9).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며 이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이다(25, 28절, cf. 6:25).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피도 함께 제단에 드려야 한다(27절).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8. 가나안 족속의 예배를 본받지 말라(12:29-32)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의 신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18:12).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은 가증한 일의 극치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왕하 3:27, 렘 7:31, 19:5, 페니키아 종교에 인신제사의 사례가 있었다는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29. 거짓 선지자(13:1-18)

맛소라 사본은 영어버전의 12:32(가감하지 말라는 명령)이 13:1로 되어 있다. 13장 전체는 고대 근동의 언약들(히타이트, 신앗수르, 에살핫돈 조약)의 형식을 따른다. 특별히 언약적 의무에는 왕에 대한 어떤 음모도 드러내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한다. 7세기의 에살핫돈 조약(VTE)은 가까운 친족과 예언자들을 반역할 수 있는 자들로 지목하며(cf. 1-11절) 세피르 조약(Sefire treaty)은 성읍 전체의 이탈 가능성을 제기한다(cf. 12-17절).

선동을 부추기는 첫 번째 그룹으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들(선지자, 꿈꾸는 자)을 지목한다. 만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부추긴다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신 왕이신 여호와를 반역하게 하며 그분의 길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다(5절).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임으로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려는 시험이다(3절).

이스라엘을 반역의 길로 가게하는 잠재적 존재의 두 번째 그룹은 가족과 친구들이다. “너와 생명을 함께 한”(6절)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꾀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가까운 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숨기지도 말며 먼저 돌로 치고 백성들의 손에 죽게 해야 한다(cf. 에살핫돈 조약은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개인적으로 처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12-18절은 성읍의 “어떤 불량배”[벨리알]가 성읍 전체를 유혹에 빠뜨렸을 때의 상황에 관해 말한다. 만약 성읍 전체가 다른 신들을 쫓는다면 이스라엘은 “자세히 묻고 살펴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성읍 주민과 가축을 진멸해야[하람] 한다(15절). 이스라엘은 그 “진멸할 물건”[헤렘]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17a절). [헤렘]은 전부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브아 성읍의 사건은 헤렘의 예가 된다(삿 19:22, 20:37-40).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의 뿌리(근원)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더하시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17b절).




30. 금지된 애도법(14:1-2)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이 하는 죽은 자를 위한 제의적 행위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레 19:27-28).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업[세굴라]으로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7:6).




31.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14:3-21)

이 단락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한다. 이 구분은 땅, 바다, 하늘 세 영역에 거주하는 생물로 분류된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린다(3절). 이는 위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정함과 부정을 다루는 문제이다(레 11:2-23). 짐승 가운데 많은 수는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은 상당히 규명되는 짐승들이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4-5절)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낙타, 토끼, 사반, 돼지(7-8절), 까마귀, 매, 황새, 대승, 박쥐(12-18절)은 부정한 짐승이다. 맥콘빌은 정결과 부정의 분류 원리에 대해 몇 가지 관찰을 제시하였다. ①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에 사용된 부정한 짐승(사 65:4, 66:3, 17, 겔 8:9-10) ② 육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짐승 ③ 제사에 사용된 정결한 짐승 및 이스라엘에 잘 알려진 식용 짐승(노루, 사슴 등). 그러나 분류의 기준은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을 수 없다(cf. 레 17:15-16, 22:8, 레위기에 비해 신명기는 좀 더 엄격하며 모든 백성에게 적용한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이상적 비전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21절, cf.). “허용과 금지에 내재된 대립은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맥콘빌).




32. 십일조에 대한 규례(14:22-29)

이 단락은 십일조와 맏물에 대한 규례를 다룬다. 15:19-23에서 맏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된다. 십일조는 매년 드리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십일조를 먹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먹어야 한다. “먹는다”는 것은 즐기는 축제로써 설명하는 것이다(12:5-19). “택하신 곳”에 가져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과 섬기는 자들의 생계를 위한 조치임을 암시한다(27절, 민 18:21-25, 레 27:30-33).

24-26절은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기 힘든 경우에 관해 설명한다. 이 경우 그들은 십일조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돈으로 바꾸어 “택하신 곳”에 와서 바칠 제물들을 다시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8절은 매 삼 년 끝에 드려지는 별도의 십일조에 관해 말한다. 이는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십일조는 복지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지역에 “거룩하게” 보관된다(26:12-14).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사회 구성원(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까지)이 하나님의 복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불이익을 받거나 열등한 계층으로 전락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신명기의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 가운데 하나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전형으로서 이스라엘이 이곳보다 강력히 제시된 곳은 없다”(맥콘빌).




33. 빚에 대한 면제 규례(15:1-6)

1절은 일반적으로 빚을 면제하라는 규례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칠 년마다 한 해는 땅을 묵혀 두라는 출애굽기 23:10-11의 명령과 일치하는 규례이다(맥콘빌). 2-3절에서는 이 규례는 빚에 대한 면제 규례로 확대된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면제하라고 명령한다. 빚에 대한 규제는 7-9절에 나오는 꾸어주는 일과 함께 가난한 자에 대한 복지를 위한 것이다. 4-6절은 현실(1-3절)에서 이상으로의 전환이다. 11절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은 가난한 자가 없는 상태가 도달하기 힘든 이상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그들은 여러 나라 위에 꾸어주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있을 것이다(6절).




34. 형제에게 넉넉히 꾸어주라(15:7-11)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가 꾸고자 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 일곱째 해 면제년을 생각하여 악한 생각을 갖고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호소할 때에 그것이 거절한 자의 죄가 될 것이다. 꾸어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10절)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11절)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주다”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당한 반응을 암시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를 위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다(10절. cf.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행 20:35).




35. 종을 대우하는 법(15:12-18)

이 단락은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종이 된 경우에 관해 말한다. 만일 동족(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6년을 섬겼다면 주인된 자는 그/그녀를 7년째 해에 놓아주어야 한다. 놓아 주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로 후히 주어 보내야 한다. 이때 주인된 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 법을 어겼음을 지적한다(렘 34:13-14). 구약성경은 메소포타미아 배경에서 있었던 ‘빚 노예’(debt slave)와 ‘동산 노예’(chattel slave)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출 21:2-6, 레 25:39-46). 16-17절은 빚 노예가 원할 경우 영구적 노예로 삼을 수 있음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종으로 팔린 자의 의사이다. 신명기는 특별히 “종”[에베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cf. 원문에는 16절에 “종,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며 12절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나온다), 출애굽기(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와 다르게 가난한 자를 주체로 “자신을 판다”라고 표현한다(12절). ‘종 혹은 품꾼(레 25:39) 제도’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유하게 하는 일을 어렵게 여겨서는 안 된다(18절).




36. 초태생에 대한 규례(15:19-23)

종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명령(15절)과 함께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cf. 15절). 매년 한 번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출 13:2, 13) 신명기에서 강조점은 십일조 규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부정한 초태생에 대한 언급(21-23절)은 신명기에만 나온다.




37. 유월절(16:1-8)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1, 12절) 아빕 월(히브리력의 첫째 달)에 지키되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소와 양)을 잡고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한다. 고기는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되고 아침에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7일 동안은 “고난의 떡”(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야 한다. “유월절을 택한 곳에서 지키게 한 것은 공동체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한 방법임을 보여 준다”(맥콘빌).




38. 칠칠절(16:9-12)

곡식(보리)을 수확한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칠칠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수확의 풍성함을 주신 것에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레위기 23:9-21에서는 상세히 언급된다. 이 절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애굽에서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가족,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이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는 초막절에서도 강조된다(12-15절).




39. 초막절(16:13-15)

레위기 23:33-36에서는 속죄일 직후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킬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확실히 초막절은 절기들 가운데 가장 기쁜 절기이며(레 23:40, 시 81:5)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왕상 12:32, 왕하 8:2, 65, 시 81:3).




40. 일 년에 세 번 나아오라(16:16-17)

이스라엘의 3대 절기(유월절/무교절, 칠칠절/맥추절/초실절/오순절, 초막절/수장절, 출 23:14-18, 34:18-26, 레 23장)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져야 한다(2, 6, 11, 15절). 또한, 그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10절).




41. 사법조직(16:18-20)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각 성에서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 “지파별”로 세워지는 사법 조직은 각 지파의 지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탈중앙화 경향으로 의미가 깊다. 재판장들은 사람(얼굴)을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고 “공의의 판단”[미쉬팟 체데크](18절)으로 재판해야 한다(1:16-17). 20절은 땅의 소유를 미래적 사건에 둔다(“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의 상실 가능성과 영원한 미래적 소유의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 준다.




42. 제의적 규례(16:21-17:1)

이 부분은 재판에 대한 본문(16:18-20 17:2-13)에 삽입된 제의적 본문이다. 혹은 제의적 본문(15:19-17:1) 사이에 재판 본문(16:18-20)이 끼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법을 조직하는 신명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는 세 개의 부정 명령이 들어 있다. ① 여호와의 제단 옆에 어떤 아세라 상/목상도 세우지 말 것(cf. 므낫세는 이 일을 했다-왕하 21:7) ② 자기를 위한 주상을 세우지 말 것 ③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말 것(레 22:17-25).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우상과 관련된 명령은 17:2-7에 나타난 형벌과 관련된다.




43. 우상숭배자(17:2-7)

이 단락은 우상숭배자에 대한 사형법에 관한 것이다. 만약 성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일월성신)을 섬겨 절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는 자세히 조사하고 최소 두 명의 증인의 증언으로(19:15)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사법적 절차가 강조된다. 사형 집행 때 증인이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진 후 백성들이 돌로 쳐 죽임으로 “악”을 제거해야 한다(13:5).




44. 최고 법정(17:8-13)

지역 법정(16:18-20)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은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구성된(9, 12절) 최고 법정으로 가져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에서 그 판결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들은 “율법[토라]의 뜻대로” 판결해야 한다. 그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극형은 신정적 통치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고 법원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45. 왕에 대한 규례(17:14-20)

왕에 대한 규례는 신명기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이 나온다면”(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사무엘상 8장의 배경에서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구하는” 일은 악한 것으로 묘사된다(cf. Boecker는 삼상 8:20의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암시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타국인이 아닌 “형제”여야 하며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사 30:1-7, 31:1-3, 렘 24장). 그는 병마, 여자,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16-17절, 사 2:7-9). 왕은 율법서[토라]를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며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 땅의 법이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왕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헌법의 기초라는 말인가? 대답은 토라다. 신명기의 주제로서 토라의 의미는 이곳 본문에 제시된 이 책 자체에 대한 언급만큼 강력한 묘사는 없다... 이스라엘의 권위의 원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맥콘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는 왕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명령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그의 자손이 왕위에 오랫동안 있게 될 것이다(20절).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한 왕은 백성의 “형제”(15절)로서 그들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경건한 자이지만 모든 영역에 전권을 행사하는 군주가 아니다. 왕은 “토라의 지배”를 받는다.




46. 제사장의 몫(18:1-8)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공적인 직무로부터 나오는 몫으로 살아야 한다.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들의 헌신(선택-5절)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민 26:62, 수 13:14, 14:4-5). 3-4절에 열거된 제사장의 몫은 몇 가지 점에서 민수기(81:9-24)와 레위기(7:28-34)와 차이가 있다. 아마도 특정 의식에 기초한 요약 진술일 것이며 주로 제사장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줄 몫의 부위를 확인하는 것 같다.

6-8절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 크레이그(Craigie)는 “레위인이 택하신 곳에 이르면 ... 그는 섬길 수 있다”로 이해하며, S.R.Driver, Mayes는 “레위인이 택하신 곳에 이르러 ... 섬긴다면,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로 해석한다. 맥콘빌은 이 구절이 지역의 성읍에서 사역하는 레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중앙 성소를 찾아 섬기는 경우에 그에 합당한 몫을 받아야 함을 가르친다고 보며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47.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18:9-14)

이스라엘은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10-11절에서 그 예들을 말한다. 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 즉 몰렉 신을 섬기는 일 ② 점(divination) 치는 일 ③ 길흉을 말하는 것(soothsaying) ④ 요술하는 일 ⑤ 무당 ⑥ 진언자 ⑦ 신접자 ⑧ 박수 ⑨ 초혼자/강령술(necromancy).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 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거나 허용해서는 안 되며(12:29-31), 오직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타밈]해야 한다(13절, 시 18:23). 13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관계에 있다.




48.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18:15-22)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여러 가지 미신적인, 가증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15, 1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어 다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행 3:22-23).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먼저 그 선지자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때에는 그 말에 증험과 성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cf. 렘 28:9).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무법하게) 말한 것이다.




49. 도피성(19:1-13)

이 단락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이다(cf. 4:41-43).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한 성읍씩 세 성읍을 “구별하여”(cf. 민 35:25-28에서 도피성이 거룩한 장소로 인식된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피성 규례의 목적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이 경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피의 보복자”에 의해 살해되는 것, 4-6절, 10절),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이 경우는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해 숨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11-13절). 3절의 “모든 살인자”가 강조된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법들과는 달리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보여 준다. 9절은 후에 세 성읍을 더할 것을 명령하지만, 성경에 알려진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뿐이다. 이는 “이스라엘은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함축과 일치”한다(맥콘빌).




50.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19:14)

이웃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이 일은 다툼과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었으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일을 하는 유다 지도자들을 책망한다(호 5:10, cf. 미 2:2, 왕상 21장). 27:17에서는 이러한 자에게 저주를 선언한다.




51. 두 사람 이상의 증인(19:15-21)

유죄 선고를 위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규례는 17:6에서도 언급되었다. 여기서는 민수기 35:30과 마찬가지로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별히 초점은 고의로 위증하는 자에게 있다. 재판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거짓 증거로 형제를 모함한 자에게 그가 해하려고 했던 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18-19절). 이러한 판결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본보기가 될 것이다(17:13). 이 배경 속에 “탈리오 법칙”(동해보복법)이 등장한다.




52. 살인에 대한 규례(20:1-9)

살인에 대한 규례에 이어 전쟁에 대한 규례가 나타난다. 전쟁에 대한 규례는 구약성경에서 신명기에만 나타난다. 적군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신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책임자들은 군대로 징집된 백성들 가운데서 새 집과 포도원을 지은 자와 약혼한 자는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과 관련된 백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책임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도 돌려보내어 다른 이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8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3. 전쟁 규례(20:10-18)

10-14절에 나타난 전쟁 규례는 진멸[헤렘]을 명령한 가나안 정복 전쟁(16-17절, 7:1-2)과는 다른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것이다. 평화 조약을 먼저 제안하고 듣는 성읍은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지만(수 9장 “기브온”), 그 제안을 듣지 않는 성읍에 대해서는 모든 남자를 쳐죽이고 그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탈취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멸을 명하신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18절, 7:4, 12:30).

“이 규례는 결코 ‘성전’을 용납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과 국가적 관심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구약 시대의 당위성은 신약 시대로 이어질 수 없다... 서구 사회에서 ‘정당한 전쟁’고가 ‘성전’을 혼동하려는 유혹은 지금도 여전하며, 반드시 배격되어야 할 사상이다”(맥콘빌).




54. 나무는 찍어내지 마라(20:19-20)

어떤 성읍을 공경할 때에 주변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는 명령을 한다. 나무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 특별히 과목은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단지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전쟁 기구를 만들어 쓸 수는 있다. 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명령)은 “고도로 발전된 언약신학과 함께 창조 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맥콘빌).




55.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사건(21:1-9)

21장은 19-20장에 이어 6계명(살인)과 연관된 규례들을 말한다. 이러한 규례들은 인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큰 개념 안에서 다뤄지는 규례들(버림받은 아내, 미움 받는 아들)까지 포함한다. 먼저 1-9절은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다룬다. 이런 경우에 땅은 그 흘린 피로 인하여 더러워진다. 그 죄는 반드시 속죄되야 한다(8절, cf. 민 35: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책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있다.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어린 암송아지를 취하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골짜기에서 그 목을 꺾고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신들(성읍)의 결백을 고백해야 한다(7절). 이렇게 할 때 그 진실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린 죄의 값을 그 성읍 가운데서 치르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규례에서 제사장들의 사명과 특권이 강조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복과 저주(심판)를 선언하신다(5절). 결백을 증명하는 이러한 규례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한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56. 전쟁 포로 여자(21:10-14)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 온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 그냥 맞아서는 안 되고 특별한 의식을 치뤄야 한다. 포로라 할지라도 아내로 맞이했다면 후에라도 종처럼 대하거나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혼하더라도 자유인으로 가게 해야 한다. 이 규례가 일부다처제를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 규례의 관심은 그 포로였던 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 24:1에서는 이혼 증서에 대해 언급하지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57.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21:15-17)

이 규례는 앞 단락의 상황과 이어질 수 있다.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함으로써 그 여자(미움받는 아내)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곱이 장자 르우벤(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긴 사건을 상기시킨다. 이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면 이 규례는 그것이 하나의 규범이 되지 않게 한다.




58. 패역한 아들(21:18-21)

아내에 대한 규례에서 아들(장자)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고, 이번에는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룬다. 부모의 말에 완고하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cf. 출 21:15 “치는 자”, 레 20:9 “저주한 자”) 이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며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에 의해 투석형에 처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에 두려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59. 나무에 달린 자(21:22-23)

한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 사형에 처했다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cf. 갈 3:13 고후 5:21).




60. 성적인 죄(22:1-12)

22장은 성적인 범죄를 포함하여, 특별히 단어의 연결을 통해 여러 주제를 다룬다. 28-29을 제외하면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평행을 이루는 규례를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형제의 가축이 길 잃을 것을 보거든 “숨지말고” 반드시 그것을 형제에게 돌려야 한다. 여기서 “형제”는 가까운 친족이 아닐 수도 있다(2절). 이러한 원리는 다른 소유(의복)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탐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피해서도 안 된다(4절). 이는 이웃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에 관해 말한다. 이러한 규례는 외형적 법의 문제가 아닌 마음(탐심)의 문제이다(5:21).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게 심판하실 수 있다.

5절은 여자는 “남자에게 맞는 것”을 입지 말며 남자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 규례의 관심은 동성애를 금하거나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의식에서 발견되는 풍습을 금지하는 것이다.

6-7절은 어미 새와 새끼(혹은 알)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머 새를 놓아주라고 명령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개념은 생존 수단에 대한 보호 사상이다(cf. 14:21).

8절은 태만으로 인한 살인을 피하라는 명령이다. 출애굽기 21:28-34에 따르면 태만도 처벌받아야 할 죄이다.

9-11절은 불법적 혼합을 금지하는 레위기 19:19을 반영한다. “이 명령의 원래적 배후는 부자연스럽거나 가증한 결합에 대한 고대의 금기일 수 있다... 신명기의 규례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로부터 바뀐 것은 성적인 개념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cf. 포도원, 아 8:11-12, 밭을 갈다, 집회서 25:8), 이런 사실은 성적인 죄에 대한 규례가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양털과 베 실을 섞어 짠다는 것은 창기와 관련된 언급일 수 있다”(맥콘빌).

12절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는 명령에 대해 민수기(15:37-40)는 그 의도를 계명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61. 처녀성의 증거(22:13-30)

13-19절은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한 후 그 여자를 미워하여 거짓으로 “처녀성의 증거”을 보지 못 하였다고 고소 할 경우에 대해 다룬다. 그 여자의 부모는 자신의 딸의 “처녀성의 증거”를 취하여 장로들에게 보이며 반박해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여자의 처녀성 여부가 아니라 여자와 그녀 가문의 명예이다. 여자는 누명을 입고 있으며 남자는 여자를 비방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때 부모와 장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자의 명예와 지위를 지켜주어야 한다. 판결은 남자는 매를 맞고 벌금(은 일백세겔, 결혼 지참금의 두 배-29절)을 내야 하며 평생 그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cf. 21:15-17).

20-21절은 반대의 경우다.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거나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통(“창기의 행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악/부도덕/수치스러운 행위”[네발라]이며 공동체는 그 여자를 “아버지의 집”에서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사형시킴으로 이스라엘 중에 악[라으]을 제거해야 한다. 결혼 관계에 대한 위반은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위반이다.

22절은 간통죄가 여자에게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다.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본래 남편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23-27절은 약혼한(법적으로 아내가 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를 다룬다. 첫 번째는 성읍에서 동침한 경우고 두 번째는 들에서 강간 당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여자가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간통에 해당되며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그 여자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에 그녀는 무죄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강조점 역시 당시 “법적 권리를 누리기 힘든 여자”에 대한 보호이다.

28-29절은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한 경우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신부값”(결혼 자금)으로 은 오십을 주고 아내로 맞아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 29절의 “욕보였은즉”은 강제성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여자와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라는 뜻이다(21:14).

30절은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례이며 일부다처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레위기 18:6-18, 20:19-21에서 더 자세히 다뤄진다.




62. 성적 순결(23:1-14)

이 단락은 성적 순결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1-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다룬다. 총회는 예배적 개념과 함께 군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9-14절은 군사 진영의 제의적 정결에 관해 이야기한다. 총회에 배제되는 첫 번째 그룹(1절)은 다른 신을 섬기는 제의적 상황에서 신체를 절단한 자들이다. 두 번째 그룹(2절)은 근친상간이나 불법적 관계를 통해 낳은 후손이나(22:30)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낳은 자식(7:3), 또는 제의적 창기의 후손을 가리킨다(cf. 17-18절). 3-5절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히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6절, cf. 사실 암몬이 아니라 모압이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롯과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같은 “사생아”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묶고 있다).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암몬, 모압과는 다르게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다(7-8절). “여호와의 총회”가 다른 민족들에 대해 열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진술이다(cf. 사 56:3-7).

가나안 정복이나 그 밖의 전쟁에 있어서 군사 진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므로 거룩히 해야 한다. 모든 악한 일을 삼가해야 하며 몽설함으로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있다가 해질 때 목욕을 한 후 들어와야 한다. 대변 처리 방식도 언급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14절).




63. 도망한 종(23:15-20)

15절에서 도망한 “종”[에베드]는 이방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망 온 종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며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17-18절에 나타난 남녀 창기는 가나안 종교의 제의적 형태로, 이들과의 성적 관계는 풍요 의식에 해당했다(17-18절). 이런 자들이 번 돈은 신전과 거기서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다(cf. 미 1:7).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풍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을 명령하신다.

19-20절의 형제간에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규례는 고대 근동에서 독특한 것이다. 신명기는 모든 것에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금한다.

서원에 대한 규례(21-23절)에서의 강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23절).

24-25절은 신명기에서 독특한 내용이며,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근본적인 주인이시라는 개념과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혜택을 누리는 자는 이 원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64. 이혼에 대한 규례(24:1-4)

구약에서 이혼에 대한 규례는 여기에 나타난 것이 유일하다. “수치되는 일”(1절)은 간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통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다(22:22). 초점은 이혼당한 여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려는 데에 있다.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고 다른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전히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 첫 남편이 여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지 못하도록(당시 법은 아내를 종으로 삼을 수 있었다) 명령한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4절의 “더렵히다”[타메], “가증한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cf. 맥콘빌은 “더렵히다”를 “부정을 선언하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65. 징집 면제, 전당물, 인신매매(24:5-7)

5절은 갓 결혼한 자에 대한 군대 징집 면제는 가정을 이루는 일의 소중함을 보여주며, 젊은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초래될 경제적 부담도 배려한 것이다. “한가하게”라는 번역보다 “자유롭게”가 낫다.

6절은 맷돌은 생계에 직결되는 물품으로 가난한 채무자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것을 명령한다. 6절은 5절과 함께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것을 막는다. 전당물에 관한 규례는 10-13절에서 이어진다.

7절의 “유인하여”는 “도둑질하다”(5:19)는 의미다. 형제(같은 민족의 사람)를 종으로 삼고 매매하는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




66. 나병에 대한 규례(24:8-9)

나병(일종의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한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14장에 상세히 나타난다. 이 규례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백성들은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출애굽 때에 미리암의 사건은 권위에 대한 도전의 죄를 상기시킨다.




67. 전당물, 품삯, 법적 책임(24:10-18)

10-13절은 전당물에 대한 또 다른 규례이다. 채권자는 폭압적으로 전당을 잡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난한 채무자라면 그의 전당물(겉옷)을 해 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가난한 자는 그를 위해 축복할 것이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13절의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는 “네게 의가 될 것이다”라는 문자적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법적 공의를 법정적 영역 밖으로까지 확장한다. 여호와 자신이 재판장이시며, 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는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는다”(맥콘빌). 이는 15절의 “죄가 될 것임이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룬다.

품꾼을 부리는 자는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제때에 주어야 한다(14-15절).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 할 것이며 이 일은 그에게 죄가 될 것이다(출 22:23). “그들이 호소하는 법정은 바로 여호와다”(맥콘빌).

16절은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진술이다. 이 규례는 종종 하나님께서 삼 사대까지 벌하신다는 내용(출 20:5-6, 신 5:9-10)과 대조되지만, 이는 법정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17-18절은 객(체류 외국인)과 고아, 과부와같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자비로 대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자비의 근거는 구원의 경험이다. 특별한 것은 재판의 원리를 외국인에게까지 적용한다는 데에 있다.




68. 사회적 약자(24:19-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제가 이어진다. 나그네(객), 고아, 과부를 위해 곡식, 과실을 남겨두라고 한다(레 19:9-10, 23:22). 이러한 행동은 구원을 경험한 자의 당연히 행할 바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에 대해 복을 주실 것이다.




69. 재판, 수혼제, 거짓 저울 추(25:1-18)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의인에게는 무죄를 선언하고, 악인에게는 정죄해야 한다. 이것이 뒤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잠 17:15). 만약 채찍을 때려야 한다면(“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은 직역하면 “그가 채찍의 아들이면”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히브리어 숙어이다) 40대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범법자라도 그의 존엄성을 보호해주려는 것이다.

4절은 자비는 가축에게까지 확장되며(출 23:11) 추수가 온 공동체의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이 명령을 복음 사역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인용하였다(고전 9:9).

5-10절은 “수혼제”에 관해 말한다. 수혼제는 기본적으로 남편을 잃은 여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차원도 있겠지만, 본문의 초점은 고인의 이름을 잇는 것에 있다(6절). 죽은 남편의 형제가 수혼을 거부할 경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그 형제의 공식 인정을 통해 “씨를 이어야 하는” 결혼의 의무에서 벗어나 “가정” 안에 자유롭게 남아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수혼을 거부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임을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 전한다(9절, cf. 민 12:14).

11-12절에서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남자의 음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경계시킨다.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명령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저지한다.

13-16절은 두 종류의 저울 추, 되를 갖지 말라고 하며 온전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독려한다. 이러한 속임수들이 법정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70. 아말렉을 멸하라(25:17-19)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대적이 되었다(출 17:8-15).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가나안 땅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의 안식”(삼하 7:1)을 얻을 때 그들을 영원히 멸해야 한다. 이 명령은 사울 왕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되었으며 사울은 온전한 순종에 실패했다. 결국, 아말렉에 대한 이슈는 에스더서에까지 반영된다(에 3:1).




71. 예배자의 고백(26:1-11)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맏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배자의 고백(선언)이다. 예배자는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온 곡식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넘기기 전(3절)과 후(5-10절)에 두 가지 고백을 해야 한다. 5-10절의 고백은 종종 “작은 신조”로 불린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킨다(cf. 크레이기는 “방랑하는”을 “병약한”으로 번역하며 야곱이 노령에 애굽에 들어온 사실과 연결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또한,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과 압제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을 고백한다.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는 다르게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의 또 다른 특징은 풍요를 위한 예배(제사)가 아닌 감사의 예배(축제)라는 것이다(11절).




72. 셋째 해 십일조(26:12-15)

11절에 언급된 레위인과 객이 고아, 과부와 함께 다시 언급되면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한다. 셋째 해에 드리는 십일조는 전적으로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14:28-29). “땅이 없던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사실은 땅이 없는 자에 대한 관심에서 화제가 되어야 한다”(맥콘빌). 셋째 해 십일조를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이 믿음으로 13-15절과 같이 고백한다. 즉 그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로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복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구할 수 있으며 구해야 한다. 14절에는 세 가지 유형의 제의적 범죄가 제시된다.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는 것은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것을 말한다. 예물을 바치는 자는 “부정한” 몸으로 성소에서 예물을 바칠 수 없다. 또한, 성물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cf.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신, 바알을 위한 제물을 가리키거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73. 법전의 결론(26:16-19)

16절에서 모세는 다시 현재의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며 신명기의 주된 주제로 되돌아간다. 이는 이 법전의 서두에 해당하는 12:1을 반영하는 동시에 법전의 결론부를 형성한다. 이어지는 구절은 두 당사자가 언약을 비준하는 내용이다. “네가 오늘 ...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 확언하셨느니라”(17-18절). 이러한 이중적 확언은 모압 언약에 대한 비준을 형성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① 그분의 “보배로운”[세굴라]=7:6 백성이 되게 하시고... ②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③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시고 ④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다(18-19절). 언약적 틀은 일련의 복과 저주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IV. 모세의 연설: 축복과 저주(27:1-29:1)

27장은 11:26-32절과 연결된다.

11:26-28 모압 땅에서 선포된 복과 저주

11:29-31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11:32 명령에 대한 순종을 촉구함

(12-26장: 법전)

26:16-19 명령에 대한 순종을 촉구함

27장: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28장:

모압 땅에서 선포된 복과 저주


1. 세겜 언약식(27:1-10)

여기서 모세와 장로들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세겜”에서 언약식을 행할 것을 지시한다(cf.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며-창 12:6, 신 34:4, 여호수아가 언약식을 가졌던 곳이다-수 24:1). 먼저 큰 돌들을 세워 그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2-3, 8절). 그리고 그 돌들을 “에발 산”(4절)에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5-7절). 고대와 현대의 해석가들은 언약 기념비를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으며 사마리아 오경과 고대 라틴어 사본이 “그리심 산”으로 바꾸어 읽은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에발 산의 상징성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함축된 사실을 강조한다(맥콘빌).

이제 모세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쉐마]고 말한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언약의 갱신을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명령한다(9-10절).




2. 그리심 산과 에발 산(27:11-26)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지파들을 둘로 나누어 한 그룹은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다른 그룹은 저주하기 위해 에발 산에 서라고 말한다(수 8:33). 이 분류는 대략 남쪽 땅을 분배 받은 지파들(그리심 산)과 북쪽 땅을 받은 지파들(에발 산)로 이루어졌다. 먼저 레위인은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 저주 선언의 내용은 15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진다.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축복의 선언은 나타나지 않는다. 저주의 내용은 특정 상황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은밀한 죄 혹은 판단하기 힘든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일”(15절) “경홀히 여기는 일”(16절)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일”(19절) “뇌물을 받는 일”(25절)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일”(26절) 등이 그렇다. “근친상간”(20-23절)의 죄도 은밀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행동의 준거를 내면화하며,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재판장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3. 복(28:1-14)

상황은 다시 모압으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킨다면(13b-1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며(1, 13절, 26:19) 모든 소산과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3-6, 8, 11-1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패하실 것이며(7절) 모든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위해 불리는 것”(10절)을 보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9절).




4. 저주(28:15-57)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언급한 모든 복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15-19절). 앞에서 복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어질 것이라 약속했다면(8절) 여기서는 저주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여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20절). 각종 질병이 따라와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21-22, 27-28, 34-35절).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철처럼 메마를 것이다(23-2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적군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할 것이며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25절). 그들의 죽음조차 수치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26절). 저주의 끔찍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 친히 치신다는 사실이다. 맹인에 대한 언급(29절)은 하나님께서 약자(27:18)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주의 맹렬함을 나타낸다.

30-33a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일반적인 은혜도 거두어 가심을 보여 준다. 신명기의 규례에서 마땅히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20:5-7)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평범한 삶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미칠 것이다”(44절, cf. 28절). 33절에서 다른 민족에 의한 압제를 말했다면 36-37절은 백성과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비방거리가 될 것을 말한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강조한다.

38-44절은 다시 한번 무익함의 저주에 관해 말한다. 많은 수고와 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식도 뺏길 것이며 이방인이 높아지고 이스라엘은 낮아져서 꼬리가 될 것이다(cf. 12-13절). 이 모든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45절, cf. 15절). 이러한 모든 재앙은 자손 대대로 “표징과 훈계”(46절)가 되어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47-48절).

49-57절은 전쟁의 저주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보내실 것이다. 적군은 먼 곳에서부터 올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다(cf. 렘 5:15-17). 그들은 잔인하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50-51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이스라엘 “부모들”은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먹는 비참한-인간성을 상실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53, 55, 57절).




5. “애굽”으로 돌아감, 애굽의 질병(28:58-63)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58절)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질병을 극렬하게 오래되게 하실 것이다. 애굽의 모든 질병과 “이 율법책”(61절)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리사 철저하게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6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같이 이제는 그들이 멸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63절). 선택받은 민족의 이러한 반전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들이 겪게 될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6. 만민 중에 흩어짐, 애굽(28:64-68)

마지막 단락은 포로기에 대한 묘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64절, cf. 36-37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이다(cf. 26:14, 호 9:4). 65-67절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민족 중에서 평안함과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마음과 정신이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물질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저주(68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종으로조차 매매되지 못한다.




7. 언약의 말씀(29:1)

“언약의 말씀”이라는 구절은 이곳과 29:9에만 나타난다. 모압 언약은 호렙산 언약의 갱신이다. “모세의 설교는 한편으로, 호렙산 언어로 제시된 가르침이지만(5:27, 6:1), 다른 한편으로, 모압에서 ‘오늘’ 맺은 언약이다(cf. 26:16-19)”(맥콘빌).






V. 모세의 연설: 결론적 요구(29:2-30:20)

모압 언약은 신명기에 제시된 모세의 설교 전체로 형성된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 특히 저주를 받아들인 것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29-30장에는 조약 구조의 요소들이 대부분 발견된다. 맥콘빌은 29-30장이 호렙산 언약의 “갱신된 언약”이 아니라 “수렴”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1. 역사적 개관(29:2-9)

이 부분은 조약의 서언과 비슷하다. 신명기 강화는 전형적으로 언약의 호소 앞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회고가 제시된다(2-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8:2-5을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시험하시며, “마음에 생각하라”(알라)고 촉구하신다. 그들은 아직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을 주셔야 한다. 현재 그들은 불순종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30:6). 5-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광야 인도와 요단 서편 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을 촉구한다.




2. 언약에 대한 확인(29:10-15)

이스라엘의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리고 여자와 객과 종들까지도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한다(12절, cf. “참여하다”는 표현은 “통과하다/들어가다”는 뜻이며 언약 제의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맹세대로(30:20) “오늘”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26:18)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14-15절은 이 언약과 맹세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까지 적용됨을 말한다. 아마도 이런 표현은 포로 시대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일 것이다(cf. 28절).




3. 율법에 대한 접근성(29:29)

하나님께만 알려진 일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 혹은 “감추어진 일”은 은밀히 행한 죄를 가리킬 수도 있다(18-21절, 27:15-26). 이렇게 이해한다면 29절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은밀히 행하는 죄와 마음의 죄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니, 사람은 율법을 따라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4. 회개와 돌아옴(30:1-10)

미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본다(cf. 31:29). 저주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을 때 그들이 “이 일/말씀”이 마음에 “기억이 나서”[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슈브]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속박”(cf. 한글개역개정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됨)을 “돌이키시고”[슈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포로에서 “돌아오게”[슈브] 하실 것이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으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3절은 하나님을 “돌아오게”[슈브] 하시는 행위자로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이스라엘과 미래의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6절).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새로운 결정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신실함에 따른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맥콘빌). 이스라엘의 악한 성향 자체를 바꾸어 언약적 삶이 가능하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에 행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렘 31:31-34, 32:39-40, 겔 36:24-27).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며(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할 것이다(8절).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순종과 행위에 대한 강조를 불필요하게 만들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9-10절).




5. 율법에 대한 접근성(30:11-14)

모세의 강화는 다시 현재의 이스라엘을 향한다. 율법이 “가깝다”는 개념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음을 함축한다(14절, cf. 29:29).




6. “생명을 택하라”는 호소(30:15-20)

본 단락은 11:26-32을 상기시킨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놓은 생명/복과 사망/화 중에 생명을 택해야 한다(19절).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이다.






VI.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연속성(31:1-34:12)

31-32장에는 세 가지 주제(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전환, 율법책을 맡김, 증거의 노래)가 나타난다. 맥콘빌은 31장을 화자-청중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승계에 대해(31:1-8)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14절). 모세는 더이상 그들을 다스릴 수도 없으며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한다”(6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3:28)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워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다(7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과 약속을 받는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7-8절).




2.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율법책에 대해(31:9-13)

이 단락은 “택하실 장소”라는 주제와 함께 언약궤 및 율법책에 대한 주제를 처음으로 다룬다. 9절과 24절은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는 분명한 진술을 나타낸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맡았으며 율법책까지 맡게 된다. 그들은 매 칠년, 면제년(15:1)의 초막절(16:16)에 율법을 낭독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어지는 세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3.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31:14-23)

승계 및 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시고 친히 장막 문 위에 머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어기고 “음란히”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될 것(16, 20절)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는다(19절). 이 노래는 자손 대대로 불리며 그들의 증인처럼 될 것이다(21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며 함께하실 것이라 약속하신다.




4.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율법책에 대해(31:24-30)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한 후 레위 사람에게 맡겨 언약궤 곁에 두게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증거하며 이 “노래의 말씀”(32장)을 읽어 들여 “하늘과 땅”(28절, 30:19)에 증거를 삼는다.

32장

이 노래는 고대 근동의 법 패턴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며 조약을 위반한 봉신에 대한 군주의 포괄적 기소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cf. 호 4:1-6, 미 6:1-5, 렘 2:4-13). 이 노래의 특이한 점은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언급이 후반부(26-43절)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노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3절 증인을 부르는 선언적 서언

4-9절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배교

10-14절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여호와에 대한 상세한 진술

15-18절 이스라엘의 배교

19-25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결심

26-35절 그들의 미련함으로 인해 누그러지심

36-43절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당함을 보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




5. 노래: 증인을 부르는 선언적 서언(32:1-3)

모세는 자신이 “습득한 것”(교훈)을 전하는 지혜의 교사와 같다.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며 그분께 위엄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6. 노래: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배교(32:4-9)

“반석”(4a절)은 덥고 위험한 땅에서 그늘과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자연스러운 은유이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4b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바르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분의 자녀된 백성은 그분의 자녀답지 못하게(20절) 자신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을 주관하시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분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다.

맥콘빌은 8절의 “지극히 높으신 자”[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가나안이 정복되기 전 예루살렘의 제의에 사용되었던 이름일 것이라고 본다.




7. 노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여호와에 대한 상세한 진술(32:10-14)

하나님께서는 “홀로”(12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셨다. 14절의 “어지럽게” 한다는 표현은 새끼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할 뿐 아니라 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 준다. 13-14절의 이미지는 가나안 땅에 누린 동식물의 풍성함을 묘사한다.




8. 노래: 이스라엘의 배교(32:15-18)

그러나 “여수룬”(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베푸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운 신들-17절)을 섬겼다. 자신을 “낳으신” 아버지를 잊었다(18절).




9. 노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결심(32:19-25)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다(16, 2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 나게 하시며 어리석은 백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자녀로 불리지만(19-20절, cf. 5절)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땅과 그 소산을 삼킬 것이며 그들은 주림과 더위와 질병과 들짐승/뱀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22-24절).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는 것이다(20절).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은혜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것이며(23절), 들짐승과 독사를 보내실 것이다(24절).




10. 노래: 그들의 미련함으로 인해 누그러지심(32:26-35)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노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하실 소망의 노래로 바뀐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교만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민족들(앗수르와 바벨론)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막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쳤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었던 것이다(30절). 그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였다. 31-33절은 새로운 화자(모세)의 진술이며 34-35절은 다시 여호와의 음성이다. 31절의 원수들은 “그들의 반석(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들의 풍성함은 복이 아니라 거짓과 잔인함의 쓴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11. 노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당함을 보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32:36-4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실 때에 “그의 종들”(36, 43절)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보응하실 것이다(41절, cf. 42절은 자신의 대적을 무찌르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추구하던 헛된 우상숭배(37-38절)를 돌이킬 것이며 여호와께서 어떤 신과도 비길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다(39절).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니 주의 백성과 그들의 편에 선 민족들은 즐거워하라는 찬송의 외침(43절)으로 마무리된다.




12.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는 들어가지 못함(32:44-52)

이렇게 노래의 말씀을 마친 모세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한다. 이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바림 지역의 느보 산(비스가 산-34:1)에 올라가 그 땅을 보도록 허락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호의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아론 과 함께 므리바에서 화를 냄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5:12)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1절, 민 20:2-13).




13. 모세의 마지막 축복(33:1-5)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 이후 모세의 축복이 이어진다. 이 축복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복을 비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시므온 지파는 생략되는데 이는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찍 사라진 사실을 반영할 것이다. 2절에서 모세의 축복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사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율법을 주셨으며(백성을 삼으심) 왕이 되어주셨다(“여수룬에 왕이 있었다”-5절, cf. ESV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수룬에서 왕이 되셨다”로 번역함). 맥콘빌은 2-3절의 “성도”(거룩한 자들)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신적 존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신들의 모임 개념은 32장 8-9절에서도 발견되며, 그곳에서도 백성들과 연결된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통치는 지상에서 만국에 대한 통치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선택의 기원은 그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우주적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그들과 함께하늘의 존재들을 포함하는 계획의 한 부분이다”(맥콘빌).




14. 각 지파를 향한 축복(33:6-25)

6절:

르우벤

장자 루우벤은 첫 번째로 언급되지만 특별한 약속도 제시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비행 때문일 것이다(창 35:22, 49:4).

7절:

유다

출생 순서를 따른다면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따라오겠지만 레위는 유다 뒤에 언급되며 시므온은 아마도 유다 지파에 흡수됨으로써 일찍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유다는 창세기 49:8-12에 비하면 매우 짧다.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쨌든, 유다는 모세의 축복 기도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에도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입는다.

8-11절:

레위

모세와 아론이 시험받은 “므리바 물가”(32:51, 출 17:7)는 레위에게도 시험 장소였다. 레위 지파의 언약에 대한 열심(9절)은 출애굽기 32:25-29의 사건을 암시할 수 있다.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의 책임은 막중했다(호 4:6, 미 3:11, 말 2:1-9).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대적을 꺾어 달라고 기도한다.

12절:

베냐민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묘사된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13-17절:

요셉

모세는 요셉에 관해서는 그의 땅이 복 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요셉을 “형제 중에 구별한 자”(16절)로 묘사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리게 될 넓은 땅의 축복을 반영한다.

18-19절:

스불론과 잇사갈

스불론과 잇사갈은 종종 한 단위로 제시된다(창 49:13-14, 삿 5:14-15).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해상무역과 연계된다. 19절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시돈이나 두로와 같은)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호세아서(5:1)는 스불론 지역에 속한 다볼 산에서의 우상숭배를 지적한다. 그러나 본문은 스불론과 잇사갈이 “백성들”을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궁극적인 복)에 관해 말한다(사 2:2-3, 말 3:3).

20-21절:

갓

갓의 호전적 성격은 창세기 49:19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입법자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행하는 지도자로 묘사된다.

22절:

단

단은 “사자의 새끼”로 묘사된다. 이 표현은 창세기 49:8에서 유다에게 적용되었던 표현이다. “바산”이 요단 동편 북쪽에 위치한 므낫세의 영토에 해당한다는 사실(3:12)은 이 지파의 북쪽 이주를 부정적으로 암시한다(삿 18장).

23절:

납달리

납달리에게는 “서쪽”(문자적으로는 “바다”)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는 축복이 주어진다.

24절:

아셀

아셀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라는 구절은 비옥한 평야를 소유한 그의 탁월한 위치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키며 자연의 부를 상징한다(cf. 창 49:20).




15.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33:26-29)

마지막 연은 1-5절의 주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여수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계속해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위엄 가운데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나타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며 대적들을 멸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소산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7:13, 11:10-12). 하나님의 탁월하심(“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은 이스라엘의 복이다(“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른 민족을 다스리는 지위에 대한 묘사(29절)는 선택 및 언약과 관련된 약속을 상기시킨다(26: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6. 모세의 죽음(34:1-12)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신명기에서는 여기에만 등장한다)에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가나안 온 땅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먼저 북쪽에서 길르앗(트란스요르단)을 거쳐 단까지 본 후, 서쪽으로 납달리로 대표되는 갈릴리까지 보고, 아래로 그 땅의 중심부(에브라임, 므낫세)를 본 후 남쪽 유다와 네겝,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곳과 가까운 사해와 여리고 계곡 및 소알까지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32:49)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 “모세가 땅을 본 것은 약속에 대한 상징적 성취이다. 그곳 지역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언어로 명명한 것은 소유권을 의미한다”(맥콘빌).

“여호와의 종” 모세는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7절) 죽어서 “장사 되었다”(6절). “장사 되다”는 단수 동사인데(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은 복수로 되어 있음) 맥콘빌은 이는 하나님께서 묻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간섭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민 27:18-23).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으며 백성은 그의 말에 순종했다. 마지막 10-12절은 모세의 탁월성을 묘사한다. “그와 같은 선지자”(18:15)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선지자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시며 그의 백성의 “마음에 할례”(30:6)를 행하심으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02 역사서]









역사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한국어 성경의 구약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열두 권으로, 가나안 진입에서 사사 시대와 왕국의 흥망, 포로와 귀환 및 디아스포라의 보존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다. 히브리 정경에서는 여호수아·사사기·사무엘서·열왕기가 ‘전기 예언서’에 속하고, 룻기·역대기·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는 성문서에 배열된다. 이 차이는 역사서가 단순 연대기가 아니라 예언자적·언약적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역사서는 실제 인물·장소·전쟁·왕조·조서·귀환 명단을 기록하지만 현대의 중립적 사건 목록처럼 쓰이지 않았다. 저자들은 자료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백성의 우상숭배와 불의가 심판을 부르며, 회개와 은혜가 회복의 길임을 보여 준다. 특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신명기의 언약 기준과 긴밀하여 흔히 ‘신명기적 역사’라고 불리지만, 이를 포로기의 한 편집자가 과거를 임의로 다시 만든 허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명칭은 이미 역사 속에서 주어진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왕과 백성의 행위를 평가한다는 신학적 관찰로 제한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신학적 역사에 관하여」).




3. 전체 흐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땅에서 언약에 충성해야 할 책임을 보여 준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 왕 없는 시대의 도덕적 붕괴를 기록한다. 룻기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섭리와 인애로 다윗의 계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사무엘서는 왕정의 시작과 사울의 실패, 다윗의 선택과 언약을 다루고,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이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여 마침내 포로에 이르는 과정을 밝힌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 공동체에게 다윗 계보와 성전 예배와 회개의 소망을 다시 제시한다. 에스라–느헤미야는 성전·말씀·성벽과 공동체의 회복을, 에스더는 이방 제국 안에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시는 숨은 섭리를 보여 준다.




4. 핵심 신학

역사서의 중심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왕권이다. 땅과 왕과 성전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동적인 안전 보장이 아니며, 우상숭배와 약자 억압과 형식적 예배는 언약의 심판을 부른다. 선지자의 말씀은 왕의 권력보다 높고, 왕의 성패는 군사력이나 영토 확장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인간 지도자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집에 대한 언약, 포로 후 귀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신다. 심판과 보존, 남은 자와 회복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역사서가 보여 주는 사사와 왕과 성전의 불완전함은 의롭고 영원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원수와 죄에서 구원하는 참 사사이자 왕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참 성전이시다. 다윗 언약은 그의 부활과 왕권 안에서 성취되고, 포로와 귀환의 흐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더 큰 구원을 바라본다(삼하 7:12-16; 눅 1:32-33; 행 2:29-36; 요 2:19-21). 다윗이나 다른 인물을 흠 없는 그리스도의 직접 복제물로 만들지 말고, 언약적 직분과 약속 및 실패의 대비를 따라 연결해야 한다(『리딩지저스』 1–2권).




6. 읽는 방법

역사서를 영웅과 악인의 도덕 예화 모음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인물의 믿음과 죄를 정직하게 보되 먼저 하나님이 말씀과 섭리로 역사를 이끄시는 방식을 살핀다. 서술되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승인된 것은 아니며, 일부일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다처제, 거짓말, 복수와 권력 남용을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모범화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전쟁은 특정 시기의 거룩한 심판과 땅 약속의 문맥에서 읽고 오늘의 국가·교회 전쟁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역대기와 열왕기, 사무엘서의 차이는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독자와 목적에 따른 선택적·보완적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




7.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역사서 관련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및 「신학적 역사에 관하여」; 트렘퍼 롱맨 3세·레이먼드 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1–2권;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1–2의 역사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여호수아

성경 해설


여호수아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뒤에 놓인 첫 역사서로,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를 다룬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은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실제 역사 속에서 주어지기 시작한다. 이 책은 여호수아 개인의 군사적 영웅담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심,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언약 백성의 책임을 증언한다.




2. 책명

책명은 모세의 후계자이자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에게서 왔다. 그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으나 모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여호수아로 불렀다(민 13:16).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신약의 헬라어 형태로 ‘예수’와 같은 이름이지만,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사역과 일대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책 전체의 저자를 직접 밝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저자가 여러 사건의 동시대적 기억과 지리를 잘 아는 흔적을 담고 있다(24:26).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후 사건은 영감받은 후대 기록자가 정리했을 것이다. 유대 전통은 여호수아가 대부분을 기록하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결말을 덧붙였다고 보지만 정확한 편집 범위는 확정할 수 없다. 정복 연대는 출애굽 연대에 따라 주전 15세기 후반 또는 13세기로 제안된다. 후대의 지명 설명과 편집 표지를 이유로 책의 핵심 역사를 포로기 창작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새 세대는 모세 없이 요단을 건너 요새화된 성읍과 가나안 민족들을 마주해야 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백성을 이끌도록 부름받았다(1:1-9). 책은 이스라엘에게 땅이 군사력이나 수적 우세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선물임을 가르친다. 또한 땅을 받은 뒤에도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며 언약에 충실해야 함을 후대에 증언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5장은 여호수아의 임명, 정탐꾼과 라합, 요단 도하, 기념 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정복을 준비한다. 6–12장은 여리고와 아이, 그리심산·에발산의 언약 예식, 기브온 사건, 남부와 북부 전투를 기록하고 정복한 왕들을 요약한다. 13–21장은 아직 남은 땅을 인정하면서 요단 동서의 기업, 갈렙의 몫, 도피성, 레위 성읍을 지파별로 분배한다. 22장은 요단 동쪽 지파의 제단을 둘러싼 오해와 화해를 다룬다. 23–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세겜 언약 갱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는 약속의 성취다. 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신 선한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선언한다(21:43-45; 23:14).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새 세대와 함께 계심을 보여 준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자기 확신이나 공격적 야망의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율법책을 묵상하여 말씀대로 행하라는 부르심이다.

아간의 범죄는 언약 공동체의 거룩과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라합과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가나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긍휼의 길이 닫힌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백성과 연합한다(2:9-11; 히 11:31). 땅의 분배와 경계, 도피성과 레위 성읍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함을 보여 준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역사적 성취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장소였다. 그러나 땅의 소유는 언약 순종과 분리되지 않았다. 에발산과 세겜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한 것은 정복의 목적이 영토 확장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의 삶임을 보여 준다. 책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남은 땅과 계속되는 우상숭배의 위험을 함께 기록한다(11:23; 13:1; 23:4-13). 따라서 여호수아의 안식은 참되지만 최종적이지 않으며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리게 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가나안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종 안식은 아니었다고 밝힌다(히 4:8-11).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단지 새로운 영토로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대장이시다. 라합이 심판받을 성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언약 백성과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온 사건은 구원이 혈통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피하는 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 준다(마 1:5; 히 11:31).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은 한 지역의 소유를 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새 창조의 소망으로 확장된다(벧전 1:3-4).




9. 읽는 방법

여호수아를 성공하는 지도자의 전략서나 현대 민족의 영토 확장 근거로 읽지 말아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와 여리고 이야기는 개인적 성공과 장애물 정복의 공식이 아니라, 특정한 언약 사명에서 말씀과 임재를 신뢰하라는 명령이다. 정복 진술과 ‘아직 남은 땅’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어 책 자체의 요약적 표현과 실제 진행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록을 성급히 모순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도 인간 의지의 자율성을 찬양하는 구호가 아니라, 먼저 구원하고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언약에 충실하라는 요구다.

<특별 주제: 가나안 정복과 헤렘>

가나안 정복의 ‘헤렘’은 이스라엘의 인종적 우월성이나 일반적인 정복 전쟁을 허가한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오래 참으셨고, 정복은 우상숭배와 극심한 죄악에 대한 거룩한 재판으로 특정 세대와 장소에 명하신 구속사적 심판이었다(창 15:16; 신 9:4-6).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따르면 동일하게 땅에서 쫓겨났으므로 심판 기준은 민족적 편애가 아니다. 라합에게 베푸신 구원은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받으시는 긍휼을 드러낸다. 교회는 이 명령을 무력으로 반복할 권한을 받지 않았으며, 신약의 싸움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복음과 기도와 거룩으로 악에 맞서는 영적 싸움이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여호수아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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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준비(1:1-5:15)


1.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지침(1:1-18)

(1)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1:1-9)

1절은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다”는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여호수아의 죽음), 사무엘 하(사울의 죽음), 열왕기하(아합의 죽음)에도 등장한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데 이 호칭은 24:29에서 여호수아에게 적용된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모세가 호세아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며(민 13:16), 그는 “모세의 수종자(섬기는 자)”라고 불린다(출 24:13, 33:11, 민 11:28).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신 11:24)을 “주셨다”고 선언하신다(cf. 데이비드는 “[땅을] 주셨다”는 완료형이 여호수아서에서 12회에 걸쳐 역사적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신다(5, 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말고 “강하고 담대하라”(6, 7, 9절, 신 31:6, 7, 23)는 명령을 받는다. “담대하라”는 명령은 “용감하라”는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과 연관하여 볼 때에 “단호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7절과 8절의 “형통하리니”와 “평탄하게 될 것”은 히브리어의 [사칼]이라는 동사로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있다/지혜롭다”는 의미를 가진다. 8절의 “형통하리라”는 동사는 [찰라흐]로 “번성한다/성공하다”는 뜻이다. 이 두 동사가 함께 쓰인 것은 구약에서 이 본문이 유일하다. 본문(7-8절)은 여호수아가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자체가 아니다. 도리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2) 진을 철수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지시(1:10-11)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지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명령한다. 특이한 점은 군사적 준비가 아닌 “양식”에 대한 준비를 명령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미 다 정복된 땅에 들어가듯한 인상을 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는 일이다. 이는 2-9절에서 강조된 점이기도 하다.

(3) 트란스요르단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1:12-15)

트란스요르단(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은 신명기 3:18-20에서 모세가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민 32:20-22). 그들의 “모든 용사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그 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안식하게”[누아흐](13절) 될 것이다.

(4) 온 이스라엘의 응답(1:16-18)

이 단락의 응답은 트란스요르단 지파들만의 응답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의 응답이다. 그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며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격려한다. 17절 하반절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은 직설법으로써 “함께하실 것이다”로 번역해야 옳다(데이비드).




2. 이방인의 영접(2:1-24)

(1) 행동에 나타난 라합의 믿음(2:1-8)

이야기의 초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가나안 개종자인 라합으로 전환된다.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라합이라하는 기생의 집”에 머무른다. 이들이 어떻게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라합은 어떤 의도로 그들을 맞이했는지 성경은 침묵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라합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정탐꾼들을 보호했는지(4-6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 분명히 한다(9-11절).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일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지만 칼빈은 부정적으로 보지않는다(cf. 민 13:1).

(2) 말에 나타난 라합의 믿음(2:9-14)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하신 일(10절)과 하실 일(9절)에 대해 알고 있었고 믿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11절). 그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히 11:31, 약 2:25). 다른 여리고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면 라합은 그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위해 항복하고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구원해 주기를 맹세하라고 담대히 요청한다. 어떤 학자는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인 라합과 조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만(cf. 신 7:1-5, 20:16-18) 그러나 본문은 라합이 참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정복 때에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지킨다(6:23).

(3) 계약 체결(2:15-24)

라합은 보호 서약을 확보한 후, 정탐꾼들을 (이중 성벽 안에 있는) 자기 집 창문을 통해 성밖으로 탈출시킨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가서 “3일”을 숨어있다가 가라고 조언했고, 정탐꾼들은 라합을 믿고 그 조언을 따른다(22절). 보호 서약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에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자신의 집의 위치를 표시하여 이스라엘 군이 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다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교부시대로부터 “붉은 줄”이 희생 동물의 피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붉은 줄”에 대해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붉은 줄”을 예표론적 혹은 모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된다.

정탐꾼의 보고는 예전 싯딤에서 있었던 보고(민 13:28-33)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보고였다(24절). 여호수아도 정탐꾼들로부터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고, 후에 그녀와 그녀와 함께한 자들을 살릴 것을 명한다(6:17).




3. 요단 강을 건너다(3:1-5:1)

(1) 강을 건너라는 지시: 1단계(3:1-6)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최종적 지침의 첫 단계는 언약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스라엘 무리는 싯딤을 떠나 요단 앞에 유숙했고, “사흘 후”에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지침을 전달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이며 진중에 임재하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하며(5절, cf. 출 19:5-10)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 나아갈 때에 그 거리를 “이천 규빗”쯤 유지해야 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그것에 가까이하면 안 되었다. “이천 규빗”은 약 900m이며 레위 사람의 성읍 주변 목초지 반경이었다(민 35:5, cf. 후에 출 16:29과 민 35:5에 근거하여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 그 거리는 백성이 가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4절). “알다”[야다]라는 중요한 표현은 7절과 10절에서도 강조된다.

(2) 강을 건너라는 지시: 2단계(3:7-13)

요단 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일은 한편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확실히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4:14).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뿐이다. 요단 강이 기적적으로 끊어지는 일(13절)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며(10절),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에 들어서면 흐르던 물은 멈추고 쌓이게 될 것이다. 11절의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문자적으로 “언약의 궤, 온 땅의 주”로 언약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이다.

(3) 강을 건너는 기적(3:14-17)

요단 강 도하 내러티브는 느리게 진행되며 반복적으로 기술된다. 요단 강은 언덕에 넘칠 때(초여름 수확기) 였는데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흘러 내리던 물은 멈추어 쌓였고(16절) 흘러가는 물은 다 흘러 내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다(17절, 4:22-23). 여기서 강조점은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강력한 능력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기적의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하시며, 이스라엘로 그들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 강 건너기를 기념함: 1단계(4:1-10)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 지파의 각 대표자들로 하여금 요단 가운데서 돌을 취하여 표징을 삼게 한다. 여기서도 반복을 통하여 기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돌들은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언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21-23절에서 반복된다. 아마도 돌들을 취한 열두 명의 대표들은 강을 건너기 전부터 선택되고 임무가 주어졌을 것이다(3:12). 여호수아는 그 12돌 외에 요단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도 12돌을 세우게 하였다(9절). 아마도 이것은 건기 중에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cf. 그러나 데이비드는 이 돌들은 처음에 취해진 그 돌들과 같은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들의 유숙하는 곳에 세워졌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다 이행되었다(8, 10절, cf. 민 32:28-29, 신 31:3, 7-8).

(5) 강 건너기를 완료함: 1단계(4:11-14)

온 백성이 다 건넌 후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넜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민 32:20-22) 무장하고 앞서서 건넜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셨고,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듯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14절). 여호수아는 이제 사실상 “새로운 모세”가 되었다(cf. 출 14:31).

(6) 강 건너기를 완료함: 2단계(4:15-18)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 강에서 올라온 장면을 다시 자세히 묘사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한다는 질서체계(3:8-9, 4:1, 5)와 명령받은 자들의 순종이다(8절). “증거의 궤”(출 25:22, 27:21)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을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은 전과같이 홍수 상태가 되었다.

(7) 강 건너기를 기념함: 2단계(4:19-5:1)

강을 건넌 사건은 첫째 달(아빕월/니산월, 오늘날의 3-4월) 십일에 있었다. 이 날은 유월절 양을 골라야 하는 날(출 12:3)이었으며 곧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을 암시한다(5:10). 이스라엘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고 그곳에 12돌을 세웠다.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한 중요한 세 개의 종교 기지(길갈, 실로, 세겜) 중 첫 번째였다. 그곳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성소와 제단을 세웠던 곳이다(9:23, 27). 길갈은 사무엘이 재판을 했던 성읍 중 하나였고(삼상 7:16) 사울이 왕이 된 성읍이었다(삼상 11:14). 그곳에 세운 기념비는 이스라엘 후손들과 “땅의 모든 백성”(24절)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5:1은 기적이 여러 민족에게 미친 영향을 요약한다. 주변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며 두려워 낙담하고 정신을 잃었다. 이 절은 2:10-11의 라합의 말을 확증해 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군사 충돌이 있기 전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한 기적의 경이로움이 더욱 예리하게 부각된다. 저자는 홍해와 요단의 기적을 한 번 더 동일시한다(3:17, 4:14도 참고)”(데이비드).




4. 의식 준비(5:2-15)

(1) 할례(5:2-9)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고 “부싯돌”(출 4:25)로 칼을 만들어 바로 할례를 행한다(3, 8절). 이러한 영적 준비가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보다 강조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째되는 임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대조를 보여 준다. 1세대는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2세대는 이제 할례를 받지만 “순종하는 세대”로서 두각을 드러낸다. 6절의 “멸절하다”와 8절의 “마치매”는 같은 단어로 “끝났다”는 의미다. 이 언어유희는 두 무리를 뚜렷하게 대비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비난/멸시”가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죽은 1세대를 보며 애굽이 조롱한 일을 의미한다(출 32:12, 민 14:13-16, 신 9:28). 길갈은 “굴러간다”는 의미다.

(2) 유월절(5:10-12)

이스라엘은 그달 십사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출 12:6)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했다는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다음 날(삼일째)부터는 40년 동안 공급되었던 만나가 그쳤다(출 16:35). 이제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누린다.

(3) 거룩함에 대한 요구(5:13-15)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었다(cf. 민 22:23, 31, 대상 21:6).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알고 엎드려 절하며(또는 경배하며) “나의 주(lord)는 그의 종에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군대 대장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을 떠올리며(출 3:5) 제2의 모세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강한 암시를 보여 준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적인 충성과 거룩함이다. 또한,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순종은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순종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여기서도 1:7-8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군사적 준비가 아닌 영적 준비라는 것을 보여 준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제2위 하나님(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비드는 신약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신성한 자기 계시의 정확한 성경은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예표론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II. 땅을 기업으로 받다(6:1-12:24)

“이 단원은 여리고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첫 번째 군사적 접촉에 대한 느리고 상세한 설명(6장), 아이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첫 패배에 대한 똑같이 느린 설명(7장), 이스라엘이 아이를 이긴 것에 대한 또 다른 상세한 설명(8장)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올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8-9장), 이스라엘이 그 땅의 남쪽과 북쪽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에 대한 도식적인 기술이 이어진다(10-11장). 이 단원은 패배한 왕과 땅의 상세한 목록으로 끝을 맺는다(12장).” (데이비드)


1. 여리고 멸망(6:1-27)

(1) 여리고를 취하기 위한 지시 사항(6:1-7)

여리고 성 주민은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넌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5:1).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야”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두려움 때문에 공격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이제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넘겨 주었다”(완료형)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군대가 취할 행동요령을 말씀하신다(3-5a절). 이것은 군사적 전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이며,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였다(히 11:30).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 “다 이겨 놓은” 싸움을 싸워 정복해야 한다(5b절).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노력과 책임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반복되는 “일곱”(4, 6절, cf. 6장에서 총 14회)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제사장과 군사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7절의 “나아가라”는 명령은 문자 그대로는 “건너가라”는 의미이며 요단 강을 건널 때 사용된 중요한 동사이다(3:6). 이는 그들의 여리고성 정복이 요단 강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임을 암시한다.

(2) 여리고 “전투”(6:8-21)

제사장과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다. 일곱 제사장은 일곱 나팔을 불며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른다. 무장한 자들은 제사장의 앞과 언약궤의 뒤에서 행진한다. 군대들은 6일째까지 함성도 지르지 말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10절). 이 일을 6일째까지 반복하였다(14절).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서 그들은 새벽 일찍이 행진하여 일곱 바퀴를 돌았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군대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외쳤다. 여호수아는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것이다(16절).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죽이되(바치되-[헤렘]) 라합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을 약속대로 살려주라는 것이었다(17절). 세 번째는 바친 물건들[헤렘]에 관한 것으로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는 명령이다(18-19절, 신 20:17-18, cf. 이는 다음에 있을 아이 성 정복의 실패에 대한 복선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영이 “바치는 것”[헤렘]이 될 것이다(7:12).

여리고 성은 이중 벽으로 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사진자료 참고, cf.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관한 고고학 증거의 이슈에 대해서는 데이비드의 주석을 참고하라). 그러나 백성들이 소리 질러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안으로 들어가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다(21절).

(3) 여리고 “전투” 결과(6:22-27)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다(24절).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정탐꾼이 맹세한 대로 살려주었다(2:14). 25절은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한 일로 기록하며 그 구원이 라합의 믿음의 결과임을 확증한다. 여호수아는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다(26절). 후에 이 저주는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왕상 16:34). 2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3:7)의 성취를 확증한다.




2. 언약 불순종(7:1-26)

(1) 죄와 패배(7:1-5)

6:18에서 여호수아는 “바친 물건”[헤렘]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여 자기 장막 가운데에 숨겼다(21절).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일탈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신실하지 못함”[마알]으로 보셨다(1, 11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 성 정복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4-5절, cf. 60만 군대-민 26:51-중 3천 명만 파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다. 그들의 두려움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다.

(2) 여호수아의 탄식(7:6-9)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다(6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솔직하게 표현한다(7-8절). 문제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힘을 얻어 이스라엘을 정복하리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하고 묻는다(9절).

(3) 여호와의 지시(7:10-15)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11, 15절). 여기서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긴밀하게 동일시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12a절). 그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며(12b절) 이스라엘은 원수들 앞에 패하게 될 것이다(13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반역자가 누구인지를 제비를 통해 알려주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그 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 제거해야 한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13절)는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명령이다(수 3:5).

(4) 발각과 결과(7:16-26)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온 지파 중 제비를 뽑게 하였으며, 그 중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중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확보한다(19-21절). 21절의 아간의 행동은 선악과를 “보고 탐내고 취했던”(창 3:6) 하와의 행동과 평행을 이룬다. 아간은 마지막 궁지에 몰리고 나서야 자백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 그리고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다(24-26a절).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26b절).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사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헤렘”(12절)을 요구한다. 아간과 그에게 속한 것들에게만 형벌을 “제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25절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왔느냐?”는 질문은 6:18의 경고 즉 헤렘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고통을 가져 오셨으며” 그가 죽은 골짜기는 “아골(고통/괴로움)”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다(26절).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나안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cf. 8:29). 이는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3. 아이 멸망(8:1-29)

(1) 아이를 취하기 위한 지시 사항(8:1-2)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그쳤다(7:26). 하나님께서는 낙담했던(7:7-9) 여호수아를 격려하신다. 아이 성과 그 백성들을 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이번에는 그곳의 전리품(물건과 가축)을 취하도록 허락하셨다(27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아이 성 정복의 구체적인 전략을 지시하신다.

(2) 아이 전투 준비(8:3-13)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만 명(3절, cf. 12절에서는 5천 명)을 뽑아 아이 성 근처에 매복시킨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는 성읍 향해 나아가다가 의도적으로 도망하며 아이 성의 군대로 하여금 추격하게 한다. 그때 매복했던 군대는 성읍을 점령한다. 여호수아는 군대에게 이렇게 지시하였고 그대로 행하여 성공을 거둔다. 전투 이야기는 전략 지시(3-9절)와 실행(10-29절)으로 매우 상세하게 묘사된다. 강조점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이다(8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군사적 전략과 싸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였다.

아이 왕과 군대는 이스라엘의 매복 전략에 완전히 속았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멀리까지 나아갔다(16-17절). 하나님께서는 군대 최고 사령관답게 중요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복병들이 공격할 것을 지시하게 하신다(18절). 이 구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입장(위치)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전쟁의 승리는 순종의 여부에 달렸다. 복병들은 아이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았으며 이어서 나와 주력 부대를 도와 아이 군대를 쳤다(19, 22절).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 성읍으로 돌아와 남녀 1만 2천 명을 모두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25-26a절). 아이 왕은 사로잡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시체를 끌어내려 돌무더기를 만들었다(29절).

17절은 “아이와 벧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으로 묘사된다. 12:16은 여호수아가 벧엘 왕을 정복한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이 성의 전투 때에 벧엘에 대한 정복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6b절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18절)을 거두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단창은 신호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사건을 연상케 한다(출 17:8-16). 여기서도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명한다.




4. 언약 확인(8:30-35)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 이어 가기 전 온 이스라엘(“거류민”을 포함하여-33, 35절)은 모세가 명령한대로 언약 갱신 의식을 치른다(신 11:26-32, 27:12-13, cf. 이 단락은 쿰란 사본에서는 5:1 뒤에, 칠십인역에서는 9:2 뒤에 에 나타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이와 벧엘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었고, 두 산 사이에 중요한 성읍인 세겜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의식을 치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단락의 관심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행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야기는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역할도 강조한다. 언약 갱신 의식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했다고 묘사한다(제단 쌓는 일, 돌에 기록하는 일, 낭독하는 일). “그는 다시 한번 모세의 합당한 후계자로, 율법의 (개인적)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했던 후대의 왕들(신 17:18-19)을 예표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다”(데이비드).




5. 기브온과 조약을 맺다(9:1-27)

(1) 도입(9:1-2)

1절의 도입구(“그리고 그 일은 요단 너머에 있는 모든 왕들이 들었을 때 일어났다”)는 5:1의 도입구와 같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조적이다. 5장에서는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반면, 여기서는 (아마도 아이 전투에서 패한 이력 때문에) 가나안의 여섯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연합한다. 신명기 20:16-17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에서는 이들과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다만, 10장과 11장에서는 다른 연합으로 대체된다(cf. 11:3).

(2) 기브온 사람들의 기만(9:3-15)

기브온 사람들은 연합군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으며 살기 위해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는 방식으로 온다. 여기에서 이슈는 이들의 거짓말과 여호수아의 “묻지 않음”(14절)이 합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언약 안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다(cf. 기브온은 후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속하게 되고-18:25,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정된다-21:17). 가나안 땅의 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신 7:2)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해석도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된 이방인”(라합, 거류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브온 사람들(히위 족속-9:1)은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온다. 사실 기브온은 아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9-10절).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조약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그들의 신원을 물었지만 그들의 (거짓) 증거들을 보고 결국은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맹세를 한다(15절). 14절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는 언급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신앙적 미흡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맺은 언약은 돌이킬 수 없는 맹세가 되었다. 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며(26절) 그들을 연합군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10장). 더 나중에 다윗은 “기브온의 저주”를 풀기 위해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들을 내어주기도 한다(삼하 21:1-8). 다윗 시대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평가(삼하 21:14)를 삽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심을 암시해 준다.

(3) 기브온 사람들의 운명(9:16-27)

조약을 맺은지 삼일 뒤에 행군하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들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회중들은 언약을 맺은 족장들(15절)을 원망하고,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이미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한다(20절).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종으로서(“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21, 27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된다(cf. 23절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이들이 제의 중심지에서 섬기는 일을 했음을 암시한다). 24-25절에 나타난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려 한 것이 진심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른 가나안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기사를 듣고도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 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6. 기브온 조약이 시험받다: 남부 원정 시작(10:1-27)

(1)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모여들다(10:1-5)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족속 연합군(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왔다. 기브온 성읍은 중요한 성읍이었고 아도니세덱은 위기감을 느끼며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에 복수하기를 원했다.

(2) 기브온 전투(10:6-15)

기브온은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이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을 도우러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언해 주셨으며(8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들이 패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돌들)”를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이셨다(11절). “벧호론에서 아세가”까지는 32km를 넘는 먼 거리였다. 10-11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음을 강조한다.

12-15절은 기브온 전투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다룬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다바르]. 그리고 “그가”(그는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 눈앞에서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말하였다”[아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cf. 신 9:19, 10:10) 기적으로 응답하셨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이다(14절, cf.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비드는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고 본다. 또한, 13절도 “그[하나님]가 그 대적의 나라에게 원수를 갚기까지”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한다. “태양이 멈춘 사건”에 대한 해석적 견해들에 대해서도 데이비드의 주석을 참고하라. pp. 300-310. 데이비드는 본문을 “시적인 용어로 묘사된 비유”로 본다-삿 5:20, 합 311).

(4) 남부 연합 왕들의 패배(10:16-27)

이 부분은 기브온 전투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아모리 다섯 왕들은 도주하여 동굴에 숨었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굴을 큰 돌로 막았다(16-19절). 그 후 남은 적군들을 추격하여 크게 살육하고, 마지막에 왕들을 끌어내어 처형시켜서 시체들을 해질녘까지 나무에 매달 두었다가 다시 굴에 던져졌다(22-26절). 왕들을 죽이기 전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게 이처럼 하실 것이라고 교훈한다(25절). 연합군들은 완전히 패했으며 온 백성은 평안히 돌아왔고, 감히 말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21절, cf. 출 11:7).




7. 남부 원정 완료(10:28-43)

(1) 일곱 성읍 파괴(10:28-39)

기브온 전투는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으로 상세히 묘사된 전투였다. 이후부터는 남부와 북부의 정복 전쟁이 요약적으로 묘사된다. 이 단락은 남부의 대표적인 일곱 성읍(막게다, 립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의 왕과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였다”([하람] 35, 37, 39절)는 사실을 강조한다. 단지 게셀에 대해서는 그 주민을 잡아 죽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수 16:10와 삿 1:29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언급과 일치한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30, 32절).

(2) 원정 요약(10:40-43)

이스라엘의 남부 전 지역에 걸쳐 완전하고 신속한 진멸을 행했다. 40절은 지역을 언급하고 41절은 경계를 기술하며 42절은 왕들을 언급한다. 요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14절)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킨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승리 끝났고 군대는 그들의 진영(길갈)으로 돌아갔다(43절, cf. 15절과 동일한데, 아마도 15절은 중복 필사일 것이다).




8. 북부 원정 시작(11:1-15)

(1)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여들다(11:1-5)

남부 연합군의 패배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북부의 모든 지역에서 왕들을 모아 남부의 연합군보다 더 큰 연합전선을 이룬다(cf. “하솔”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거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다. “하빈”은 하솔 왕들을 가리키는 왕조의 이름이다). 1-2절은 여러 왕을 언급하고 3절은 9:1에서 언급되었던 여섯 “국가”(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를 언급한다. 이제 이들은 더 큰 연합전선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 왕들이 거대한 규모로 연합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 준다.

(2) 메롬 전투(11:6-9)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롬 물가에 진을 쳤을 때에(5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다(6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시험받는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심경을 묘사하지 않는다. 그저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담대히 선제적으로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7절)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을 보여 준다. 그 수많은 적군을 어떻게 이겼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8절)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

(3) 북부 연합군의 패배(11:10-15)

연합군을 완패시키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연합군의 머리였던 하솔 왕 야빈을 죽이고 하솔 성읍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불로 살랐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불태운 성읍들이 있는데 이는 하솔을 비롯하여 여리고와 아이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다 칼로 쳐서 죽였으며 각 성읍의 모든 사람도 진멸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고(cf. 신 6:10-11), 각 성안의 전리품들을 취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이었으며 15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강조한다.




9. 북부 원정 완료(11:16-23)

(1) 원정 요약(11:16-17)

16절은 정복된 지역을 언급한다(10:40-41). “산지는 유다의 산지를 말하며, 네겝은 유다 산지 남쪽의 광야 지역을, 평지(세펠라)는 산지의 서쪽 구릉지대인 해발 100-500m되는 지형을 말하고,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에서 염해에 이르는 요단 강 동쪽 지역을 말한다”(박우택). 17절은 영토의 남쪽(할락 산)과 북쪽(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경계를 제시한다.

(2) 결론(11:18-23)

가나안 정복 기간에 화친한 성읍은 기브온 밖에 없었다. 다른 족속/성읍들은 모두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여호수아는 “많은 날들” 동안 전쟁을 해야 했다. 한편,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평가한다(20절, cf. 출 9:12). 21-22절은 가나안 땅에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멸한 것을 언급한다. 아낙 자손은 예전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이 두려워하던 존재들이었다(민 13:22, 28, 32-33).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2세대들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다. 아낙 사람들의 성읍인 헤브론과 드빌은 10:36-39에서 몰살당한 일곱 성읍 가운데 속했다(cf. 14:6-15, 15:15-17). 23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첫 단원 전체의 결론을 맺는다. “그쳤다”[샤카트]는 “쉬다, 안식하다”는 동사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cf. 1:13, 21:44).




10. 정복한 왕과 땅의 목록(12:1-24)

(1) 트란스요르단의 왕들과 땅(12:1-6)

12장은 땅 분배(13-21장)에 앞서 정복한 왕들과 영토에 대한 목록을 정리한다. 이 목록은 요단 강 동쪽 땅의 남쪽 끝(아르논 골짜기)과 북쪽 끝(헤르몬 산)을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혼 왕의 영토(2-3절)에 대한 지리적 묘사는 신명기 2:36-37, 3:16-17에 묘사된 것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며, 북쪽 바산(옥 왕)의 영토(4-5절)는 신명기 3:10-11의 묘사를 반영하고 있다.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옥의 두 수도였으며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13:31). 5절에 언급된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13:13).

(2) 시스요르단의 왕들과 땅(12:7-24)

7-8절의 지리적 개요는 10:40, 11:16-17과 유사하다. 남쪽 경계는 할락 산까지이고 북쪽 경계는 헤르몬 산기슭의 레바논 골짜기이다. 요단 동편이 모세의 지휘 하에 정복되고 분배되었다면(6절)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권위를 드러낸다. 9-24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과 그 성읍의 목록이 언급된다. 여기에 언급된 성읍 중 16개는 6-11장에서 이스라엘에 패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10-16a절은 남쪽의 왕과 성읍에 초점이 맞춘다. 16b-18절에서는 벧엘을 시작으로 중부 지방(여리고와 아이가 있던 지역)의 5개 성읍이 열거된다. 19-24절은 “디르사”(남쪽 끝)를 제외하고 북쪽의 성읍들을 다룬다. 21절의 “다아낙과 므깃도”는 므낫세의 기업에 속했지만(17:11) 므낫세는 그 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았다(삿 12:7).






III. 땅 분배(13:1-21:45)

“이 단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이자 수여자라는 점이다. 1-12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에게 적을 넘겨주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땅을 주는 이로 등장한다.”(데이비드)


1.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13:1-7)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중요한 정복 전쟁들은 마무리 되었다(11:23). 그럼에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영토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영토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남쪽 이웃들의 영토(2-3절), 북쪽 베니게 해안 지대(4절), 레바논의 북부 산악 지대(5-6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들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할 것을 명령하신다(6b-7절).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23-24장)를 하기 전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한다.




2. 트란스요르단 땅 분배 회상(13:8-33)

(1) 전반적인 조망(13:8-13)

이 전반적인 조망은 민수기 32장에서 있었던 일을 요약하며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서 언급된 장소들 대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상세한 목록에서도 발견된다. 영토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가장 남쪽인 아로엘(9절)을 시작으로 암몬의 경계인 헤스본과 길르앗을 거쳐 북쪽 경계인 헤르몬 산(11절)으로 이동한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구약에서 100회 이상 언급된다. 이곳은 치료용 유향으로 유명했다(렘 8:22, 창 37:25).

13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족속(“그술과 마아갓”)을 언급한다(cf. 이 세력들은 다윗 시대에 문제의 원인이 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술 족속의 아내에게서 태어난다-삼하 3:3, 다윗에게 반역하는 암몬 연합군 가운데 마아갓 부대가 있었다-삼하 10:6). 이스라엘 쫓아내지 못한 민족은 다음과 같다.

(2) 레위 지파의 기업(13:14)

레위 지파에게는 땅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cf. 민 18:20-24 십일조가 기업, 느 13:10-13, 고전 9:13). 3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한다.

(3) 르우벤 지파의 기업(13:15-23)

르우벤의 영토는 아로엘에서 헤스본(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던 지역-21절)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을 포함한다. 헤스본은 13:26에서 갓의 영토로도 언급된다. 20절의 “벧브올”은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을 숭배했던 곳이다(민 25:1-3). 벧브올의 언급과 함께 “점술가 발람”의 죽음을 언급한다(22절, cf. 민 31:8, 16).

(4) 갓 지파의 기업(13:24-28)

25절은 갓의 동쪽 경계(“야셀과 길르앗”)를 말한다. 26절은 남쪽(헤스본)과 북쪽 경계(드빌 지역)와 함께 성읍 목록이고 27절은 서쪽 경계(요단 강과 “긴네렛 바다”-갈릴리 호수)가 언급 된다. 25절의 “아로엘”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 근처에 있던 곳으로 9절과 16절의 아로엘과는 다른 곳이다.

(5) 동쪽 므낫세 지파의 기업(13:29-31)

므낫세 반 지파(므낫세의 아들 마길-창 50:23-의 자손)의 영토는 바산 왕 옥의 나라 전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30절). “바산”은 길르앗 북쪽, 긴네렛 바다 동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험준한 고원에 있는 비옥한 땅이다(렘 50:19, 겔 39:18, 미 7:14). “아스다롯과 에드레이”(31절)는 바산 왕 옥의 주요 성읍으로 12:4, 13:12에 언급되었다.

(6) 요약(13:32-33)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은 땅을 분배한 모세와 땅 없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레위 지파를 강조하며 끝난다. 데이비드는 땅 분배 목록에 나온 패턴과 종종 나오는 불규칙성을 논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목록은 실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다. 목록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지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검증하는 ‘법률 자료’다.” 그는 매튜스(K. A. Matthews)와의 개인적인 대화도 인용한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새로운 소작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해야 한다... 토지 소유의 정신이 곧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




3. 시스요르단 땅 분배 시작(14:1-5)

이 단락은 14-19장에 이르는 전체 토지 분배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땅 분배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도왔다고 언급함으로써 땅 분배의 일이 종교적인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한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에 관여했고(민 27:18-23) 땅 분배의 일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민 32:28, 34:17). 레위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요셉의 자손 두 지파(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열두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다.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바대로(민 34:16-29) 이루어졌다.




4. 유다 지파의 기업(14:6-15:63)

(1) 갈렙의 기업: 1부(14:6-15)

땅 분배는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그 산지의 땅을 요구함으로써(12절) 시작된다.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그니스 사람”-6절, 그의 동생 옷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 불린다-수 15:17) 모세에 의해 파견되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8, 9, 14절, 민 14:6-9). 갈렙은 그 때의 일과 모세의 약속(9절, 민 14:24)을 상기시키며 아낙 사람이 있는 “이 산지”를 요구한다. 갈렙의 노년(85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을 고백한다. 이에 여호수아는 축복하며 “헤브론(기럇 아르바)”을 기업으로 준다(13절). 11:21-22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낙 사람을 멸망시켰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아낙 사람 중 일부가 여전히 살아있었고(아마도 주변 지역으로 도망하였다가 돌아왔을 것이다) 다시 정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 유다 지파의 경계(15:1-12)

유다는 야곱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중요한 지파이며(창 49:8-12) 실제로 가장 많은 땅을 받았다. 그 땅에 대한 기록(15:21-62)은 가장 상세하고 광범위하다. “경계”[그불]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총 84회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서만 21회(25%) 나타난다. 이는 유다와 그 지파 경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남쪽 경계는 염해(사해) 끝이며, 서쪽 경계는 대해(지중해)이다(12절). 2-4절은 남쪽 경계의 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경계선을 그려준다. 여기에 언급된 장소들은 현재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다. 동쪽 경계는 사해 서쪽 해안이며(15a절) 북쪽 경계는 베냐민의 남쪽 경계(18:15-19)와 일치한다. 이 예루살렘(지도 참고)에 이르는 경계선과 함께 북쪽 경계는 가장 상세하게 기술된다(15b-11절).

10절의 벧 세메스는 잇사갈의 벧 세메스(19:22)와 납달리의 벧 세메스(19:38)와 다른 곳이다.

(3) 갈렙의 기업: 2부(15:13-19)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아르바의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14:13, 15, 지도 참고). 갈렙의 기업에 대한 이 두 번째 본문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며 치렀던 전쟁에 대해 언급한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세새, 아하만, 달매)를 쫓아내었다. 이들은 처음 정탐 때에 언급된 인물들로(민 13:22) 갈렙이 믿음으로 이들을 정복했음을 보여 준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드빌(기럇 세벨)을 정복한 이야기다(15-17절). 이곳은 실제로 갈렙의 조카이자 훗날 사사가 되는 옷니엘(삿 3:9-11)이 점령하고 그 보상으로 갈렙의 딸(악사)을 아내로 취하게 된다. 옷니엘은 네겝과 샘물을 얻게 된다.

(4) 요약(15:20)

이 요약문은 다음 구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14:6-15:19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진술이다. 유다에 대한 첫 번째 요약문은 15:12에 나오며 세 번째 요약문은 15:63에서 발견된다.

(5) 유다 지파의 성읍들(15:21-62)

21-32절은 남쪽 끝의 에돔 경계에 있는 성읍들을 소개한다. 33-47절은 서쪽 평지(구릉지대)와 블레셋 지역(에그론, 아스돗, 가사-정복하지 못함, 13:3)를 언급한다. 48-60절은 산지에, 그리고 61-62절은 광야에 있는 성읍들를 언급한다. 실제 언급된 성읍의 수는 총 122개이다(cf. 각 구절에 언급된 합계를 더하면 115개이며, 칠십인역은 이에 베들레헴을 포함한 11개 성읍을 더한다). 122개의 성읍 중 대부분은 그 현재 위치가 불확실하다. 그 중 69개는 여호수아서 밖에서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성읍들에 대한 언급이 유다 지파의 명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33절의 에스다올과 소라, 그리고 에그론과 딤나(45, 47절)는 나중에 단 지파에게 배정된다(19:41, 43). 그러나 단은 이 성읍들을 차지하지 않았고(19:47), 유다도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 땅이나 그 부근에 있는 이 성읍들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 입다와 악십(43, 44절)은 아셀의 경계인 입다 엘 골짜기와 악십(19:27, 29)과는 다른 곳이다. 56절의 이스르엘도 잇사갈의 영토인 북부 이스라엘(19:18)과 다르다. 57절의 기브아도 18:28, 24:33의 기브아와 다르다.

(6) 여부스족 관련 유다 지파의 실패(15:63)

유다는 여부스 족속(예루살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cf. 삿 1:8, 21은 유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으나 베냐민이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18:28) 후에 다윗이 그 성읍을 점령한다(삼하 5:5-10, BC 1003년).




5. 요셉 지파의 기업(16:1-17:18)

(1) 요셉 지파의 남부 경계(16:1-4)

“요셉의 아들들”은 두 지파로 불릴지라도 하나의 제비만을 뽑았다(1, 14절). 에브라임의 남쪽 경계선은 므낫세와 함께 두 지파의 영토 경계선으로 간주된다(cf. 17:7-9). 요셉 지파의 경계는 여리고로부터 서쪽으로 벧엘(지도참고)까지 이르고 벧엘에서 남서쪽으로 돌아 게셀을 지나 바다까지 이른다. 여리고는 요셉 지파의 경계선이면서 동시에 베냐민의 경계선에 속한다(18:21).

(2)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16:5-9)

5절은 위에서 언급했던 남쪽 경계를 간략히 재언급한다. 6절은 북쪽 경계선의 동쪽 부분(믹므다)을 언급하며 8a절은 답부아에서부터 바다로 이어지는 북쪽 경계선을 언급한다. 8b절은 마무리 진술이며 9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의 기업 중에서도 얻은 몫이 있었음을 언급한다.

(3) 게셀 관련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16:10)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삿 1:29). 여호수아가 일찍이 게셀을 정복했지만(10:33) 그것은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다. 에브라임이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으나 이는 긍정적인 업적은 아니다(cf. 17:12-13). 나중에 애굽의 바로는 게셀을 정복하여 솔로몬의 신부가 된 자기 딸의 지참금으로 준다(왕상 9:16).

(4) 서쪽 므낫세 지파의 경계(17:1-11)

므낫세의 외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 반 지파를 대표했다(13:29-31). 2절은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여섯 명의 남자들)을 언급한다. 3-6절은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핫의 다섯 딸에 관한 이야기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기업을 잃을 위기에 있었지만, 일찍이 모세는 이들 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했다(민 27:1-11). 여호수아는 그때의 판결과 명령을 기억하며 딸들에게 기업을 준다. 놀라운 것은 므낫세의 열 분깃 중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각각 한 몫씩 받아 총 다섯 분깃(절반)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다섯 분깃은 남자 자손들(2절)에게 나눠졌다.

7-10절은 므낫세 영토의 경계 를 언급한다.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의 경계선(7b-10a절)이며 남쪽은 에브라임의 북쪽 경계(16:6-8)와 맞닿는다. 동쪽 경계선은 잇사갈 지파와 맞닿는다. 11절은 다른 지파(잇사갈, 아셀) 내에 있는 므낫세의 기업을 기술한다.

(5) 성읍 관련 서쪽 므낫세 지파의 실패(17:12-13)

므낫세 지파는 11절에 열거된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그들을 강제 노역시켰지만, 이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어긴 것이다. 그들은 제거할 수 있을 때에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하여 유다(15:63)와 에브라임(16:10)에 이어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6) 요셉 지파의 불평(17:14-18)

“요셉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 제비만을 뽑은 것(1절)을 불평한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신 3:11)의 땅 삼림을 올라가서 취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안일하다. 수가 많다고 하면서도 정작 정복전쟁을 위해서는 적들의 강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인다(16절). 이러한 모습은 갈렙의 태도와 대조된다(14:6-12). 그들의 부정적인 답변(16절)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전하며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한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6. 다른 지파의 기업(18:1-19:48)

가장 중요한 지파들의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후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분배는 제비를 뽑아 이루어졌으며 각자의 경계 혹은 성읍 목록 형식은 유사하고 간명하게 기록되었다.

(1) 도입, 회막의 실로 이전(18:1-10)

지금까지 땅의 분배는 길갈에서 이루어졌다(14:6).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를 위한 땅 분배는 실로(에브라임 영토-16:6)에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실로에 모였고 그곳에 회막이 세워진다(1절, cf. 실로에는 언약궤가 보관되어있었다-삼상 3:3).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대해 재촉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각 지파별로 세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 오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두루 다니며 일곱 부분으로 그려왔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였다.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돋보이며, “회막”과 “제비”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강하게 암시된다.

(2) 베냐민 지파의 기업(18:11-28)

일곱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가 가장 자세히 설명된다. 베냐민의 땅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한다. 경계 설명은 북쪽 경계(16:1-5)를 시작으로 반 시계 방향으로 진행된다. 12절의 “벤아웬”은 여리고와 벧엘 사이에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한다. 유다와 경계를 이루는 남쪽은 15-19절로 상세하게 다룬다. 이는 유다의 경계를 말할 때도 자세히 언급되었다(15:5-11). 17절의 “글릴롯”은 “길갈”(15:7)과 동일한 장소를 가리킬 것이다.

21-28절은 성읍 목록을 다루는데, 동부 지역은 12개 성읍(21-24절), 서부 지역은 14개 성읍(25-28절)가 있었다. 몇 성읍은 에브라임(-여리고, 벧엘)과 유다(-벧 호글라, 벧 아라바, 예루살렘) 영토와 중복된다. 오브라, 라마, 미스베는 다른 지파들에서도 그 명칭이 발견되지만 다른 장소이다.

(3) 시므온 지파의 기업(19:1-9)

시므온은 작은 지파로(대상 4:27) 유다의 기업 안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고 했다(창 49:5-7). 결국, 시므온은 총 18개의 성읍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들은 대부분 불명확하다. 19절은 시므온이 유다의 기업 중에서 받은 이유가 유다의 분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4) 스불론 지파의 기업(19:10-16)

스불론은 총 열 두 성읍(15절)을 기업으로 받았다. 10-11절은 남쪽 경계선을, 12절은 남쪽 경계의 서쪽 부분을 기술한다. 13-14절은 동쪽과 북쪽 경계를 기술한다. 15절의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과 다른 지역이다.

(5) 잇사갈 지파의 기업(19:17-23)

잇사갈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두 번째로 작은 지파였다. 성읍 목록에서 13개의 성읍이 언급되며(18-21절) 경계 설명에서 3개의 성읍이 언급된다. 그리하여 총 16개의 성읍이 잇사갈의 기업이 된다(22절, cf. 이중 12 성읍은 오직 여호수아서에서만 언급된다). 잇사갈의 위치는 므낫세 북쪽, 스불론 동쪽, 요단 강 서쪽, 납달리 남쪽이다. “이스르엘”(18절)은 비옥한 이스르엘 골짜기를 포함한다.

(6) 아셀 지파의 기업(19:24-31)

아셀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경계 목록과 성읍 목록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 지파의 영토는 북서쪽에서 지중해를 서쪽 경계로 하고, 스불론과 므낫세가 그 동쪽 경계를 이루는 기다란 형태를 하고 있었다. 30절은 아셀의 총 성읍이 22개라고 말한다. 27절의 “가불”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선물로 준 지역이기도 하다(왕상 9:13).

(7) 납달리 지파의 기업(19:32-39)

납달리는 갈릴리 중심부에 있는 비옥하고 숲이 우거진 땅을 받았다. 영토의 경계 설명(33-34절)과 성읍 목록(35-38절)이 언급된다. 열거된 성읍은 16개이지만 38절은 성읍의 합계가 총 19개라고 말한다. 이중 얍느엘, 게데스, 벧 세메스는 유다의 성읍들과 이름이 같다.

(8) 단 지파의 기업(19:40-48)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는 단이였다. 단 지파의 경계 설명은 없고 18개의 성읍 목록만 나타난다. 이중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딤나, 에그론은 유다의 기업과 연관되어 언급된다. 단은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유다, 동쪽으로 베냐민, 동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단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영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cf. 47절의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영토는 그들에게서 나갔다”는 뜻으로 그들이 영토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사사기 1:34은 가나안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이주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나안 최북단으로 가서 레셈이라는 성읍을 차지하고 그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다(이곳은 사사기 18:7에서는 “라이스”라고 불린다). 후에 여로보암 1세는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운다(왕하 12:29-30).




7. 여호수아의 기업(19:49-50)

이제 땅 분배를 장관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땅을 받는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딤낫 세라 성읍을 요구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준다. 딤낫 세라는 갈렙이 받은 헤브론과 다르게 여호수아 개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여호수아는 나중에 죽어서 이곳에 장사 된다(24:30).




8. 시스요르단 땅 분배 완료(19:51)

땅 분배의 마지막 요약 진술은 다시 한번 제사장과 회막을 언급함으로써(18:1) 땅 분배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레위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완료되었다.




9. 도피성(20:1-9)

(1) 도피성에 관한 지침(20:1-6)

도피성은 부지중에(우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사람은 죽인 자가 보복자를 피하여 거할 수 있는 곳이다. 살인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거주할 곳을 얻고, 그 성은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고엘 핫담]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cf. “피의 보복자”는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보복자”로 번역된 “고엘”은 채무 계약을 통해 잃어버린 사람이나 재산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한다(6절).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규례는 매우 독특한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에 대한 속죄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고든 웬함, R. B. 알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문으로 확실해지는 것은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표론적 연관성이다”(데이비드).

(2) 도피성 구분(20:7-8)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으며(출 21:12-14, 민 35장, 신 4:41-43, 19:1-10)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여섯 성읍이 지정된다. 요단 서쪽에서는 게데스(납달리), 세겜(에블라임), 헤브론(유다)이 도피성으로 구별되었으며, 요단 동쪽 도피성은 모세가 지정한 대로 베셀(르우벤), 길르앗 라못(갓), 바산 골란(므낫세)이었다. 이 성읍들은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 도피성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곳은 없었다. 이 성읍들은 모두 레위 지파의 성읍이기도 했다.

(3) 요약(20:9)

도피성의 법을 잘 요약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게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10. 레위 지파의 성읍(21:1-42)

(1) 소개(21:1-3)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실로(18:1)에서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14:1)에게 나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민 35:1-8) 성읍들과 목초지를 요구했다.

(2) 일반적 개요(21:4-8)

레위의 세 아들인 그핫(고핫), 게르손, 므라리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각 지파 가운데 성읍을 배정받았다. 그핫 자손 중 아론의 자손은 13성읍을, 나머지 그핫 자손은 10 성읍을 받았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13 성읍, 므라리 자손은 12 성읍을 받았다. 모두 48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레위 자손에게 주어졌다. 이 성읍의 목록은 역대상 6:54-81에도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3) 제사장인 고핫 자손의 기업(21:9-19)

그핫 자손 중 아론계 제사장 가문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자파 중에서 13 성읍을 받았다. 성읍 중에는 갈렙에게 주어졌던 유다 산지의 헤브론(11-12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헤브론은 도피성이기도 했다. 제사장인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성소를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민 3:28, 31)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래 남게 된다.

(4) 제사장이 아닌 고핫 자손의 기업(21:20-26)

나머지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요단 강 서쪽) 지파 중에서 10 성읍을 받았다. 이중에는 도피성인 세겜(21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5) 게르손 자손의 기업(21:27-33)

게르손 자손은 잇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요단 강 동쪽) 지파 중에서 13개 성읍을 받았다. 이 중에는 도피성인 바산 골란(27절)과 갈릴리 게데스(32절)이 있었다.

(6) 므라리 자손의 기업(21:34-40)

므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요단 강 동쪽),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으며, 이중 베셀(36절)과 길르앗 라못(38절)은 도피성이었다.

(7) 요약(21:41-42)

레위의 성읍은 모두 48개였다. 각 성읍에는 목초지가 있었다. 칠십인역은 43절 끝에 상당 분량의 내용이 덧붙어 있다. 그 내용은 여호수아 19:49-50의 내용과 유사하다.




11. 땅 분배 완료(21:43-45)

이 본문은 땅 분배에 관한 전체 단락(13-21장)을 마무리한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반복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약속의 성취는 “안식”이 포함되어 있었다(44절). 이스라엘을 맞설 원수가 아무도 없었다(cf. 1:5).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 구절은 단순히 무덤덤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이 절들은 경탄할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데이비드, Davis 재인용).






IV. 고별 연설(22:1-24:33)


1. 트란스 요르단 지파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22:1-8)

(1) 여호수아의 권면(22:1-5)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야 하는 세 지파들(르우벤 갓, 므낫세)을 불러 마지막 권면을 한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며 그분을 섬기라고 명령한다. 단지 외적으로 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네페쉬](=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그분께 가까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신 6:5)이다.

(2) 여호수아의 축복(22:6-8)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였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통해 얻은 전리품(많은 재산과 보화와 의복)을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나누라고 한다.




2. 충성의 위기(22:9-34)

(1) 위기 전개(22:9-12)

이 부분은 위기가 촉발된 배경을 설명한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돌아가는 길에 길르앗 땅(15절), 요단 강 서쪽 언덕가(“글릴롯”)에서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열 지파들(온 회중)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회막이 있는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29절)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오해하여(16절) 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한다.

(2) 비난(22:13-20)

이스라엘은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천부장) 10명을 보낸다. 그들은 기르앗 땅에서 요단 동편 세 지파를 만나 그들을 비난하며, 브올에서의 음행(17절)과 아간의 범죄(20절)로 이스라엘 온 회 중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것처럼 지금도 “다른 제단을 쌓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전한다(18절). 대표자들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자들은 그들에게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거하라고 권한다(19절). 이는 요단 동편 소유지와 여호와의 소유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3) 변론(22:21-29)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증인으로 부르며 변론을 시작한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며, 제단을 쌓은 것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단의 “모형”(복제품)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위한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한다(28절). 그들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29절). 동편 지파들(여기서는 르우벤과 갓 지파만 언급됨)은 단지 후대에도 요단 서편 지파들과 연합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25, 27절). 요단 서편 지파들의 우려(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와 따르게, 그들은 자신들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금지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4) 훈계(22:30-34)

이제 요단 서편의 대표들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선언한다. 이렇게 모든 오해는 풀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제단은 “증인(엣)”이라 불렸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의미였다(NASB, cf. NIV는 설명 전체를 제단의 호칭으로 본다).




3. 온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연설(23:1-16)

(1) 도입(23: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지(11:23 14:15, 21:44) 긴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연설을 한다. 이 첫 번째 연설은 두 번째 연설(24장)에 비해 더욱 목회적이며 개인적이다. 두 번째 연설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상으로 세겜에서 행해졌다면(24:1-2) 첫 번째 연설은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2절). 이 연설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파멸의 실질적 가능성”에 강조를 둔다는 것이다.

(2) 권면 및 훈계: 1부(23:3-8)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킨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모든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5절, 3:10, 13:6).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분의 말씀(율법)에 온전히 복종하고 가나안 민족들[고임]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6-7절).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고 권면한다(8절). “가까이하다”로 번역된 동사[다바크]는 “단단히 붙잡다”를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다(창 2:24, 렘 13:11).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단단히 붙든(의지한/연합한) 자로 칭찬을 받는다(왕하 18:5-6).

(3) 권면 및 훈계: 2부(23:9-13)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11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신 6:5, 마 22:37-38).

“하나님에게 충실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권면은 척박하거나 가혹한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권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더 큰 원칙을 따라 주어졌다. 즉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으며(1:9) 그 대신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을 바치기 원했다”(데이비드).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가까이하여”[다바크]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이상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올무와 고통이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13절). 이러한 경고는 사사 시대에 현실이 되었다(삿 2:14-15, 21-23, 3:1-6).

(4) 훈계(23:14-16)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아름다운/선한[토브] 땅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킨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악한/재앙의[라으] 말씀”도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다(삿 3:8, 10:7).




4. 온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연설(24:1-28)

멘덴홀, K. A. 키친, 발처 등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조약 형태와 비교하여 여호수아 24장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위적이며 그 개요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데이비드는 24장이 언약의 “본문”이 아니라 언약 갱신 의식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1) 과거 소개와 회고(24:1-13)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언약궤를 가리킨다) 세웠다. 1-2절은 이 회합이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겜”은 8장(30-35절)에서 언약 갱신 의식이 있던 장소였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곳이기도 한 의미 있는 장소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2-13절). 이스라엘의 족장들(2-4절), 출애굽 사건(5-7절), 요단 동편 정복과 발람의 저주 사건(8-10절, 민 21-24장),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 정복(11-12절)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 그리고 “심지 않은 열매”를 선물로 주셨다(13절, 신 6:10-11). 10절의 “그 왕벌”은 공포를 나타내는 은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을 강조한다.

(2) 언약 확인(24:14-24)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로 백성들에게 명령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2절)과 애굽의 신들(레 17:7)을 버리고 오직 “온전함[타밈]과 진실함[에메트]”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인다(15절). 백성은 여호수아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자신들의 결심을 확고히 한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한다(17-18절).

이러한 그들의 맹세에 여호수아는 충격적인 말로 답변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19절). 여호수아는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재앙을 맞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20절)을 더한다. 이는 마치 저주를 선언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저주를 가져온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신들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철저히 배제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할 때, 어떤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담론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그러하듯이 그들의 반항적인 기질을 겨냥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잘못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잘못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다음 구절이 보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에 국한된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자신들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스스로 증인이 된다(21-22절). 마치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레바브]의 할례”이다(신 30: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레바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권고한다(23절).

(3) 언약 봉인(24:25-28)

백성의 공개적인 맹세에 여호수아는 그곳(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법령을 제정하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큰 돌을 성소 곁에 세우고 “증인”으로 삼아 언약을 봉인한다(27절).




5. 결론: 매장 보도(24:29-33)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와 요셉, 제사장 엘르아살의 매장에 관한 기사로 마무리된다. 매장 보도는 여호수아서의 땅 상속의 주제와 공통된 맥락에 놓인다. 세 사람의 시신은 모두 각자 가족의 기업(에브라임의 딤낫 세라, 세겜-창 33:19, 에브라임의 산)에 매장된다. 이는 평온한 결말을 시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 일찍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명령했었다(창 50:25-26). 29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다. 31절의 표현(“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은 사사기의 암울한 분위기로 이어진다(삿 2:10).

“이 책은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들고, 수 세기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고대했던 땅을 차지하고,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땅에 온전히 묻히는 등 매우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끝난다. 화합과 안정과 평화의 시기가 여러 해 이어졌다(24:31).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 큰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은 것이었다. 그 폭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책에 나온다.” (데이비드)









사사기

성경 해설


사사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을 기록한 역사다.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지파들은 주변 민족의 우상과 생활방식을 받아들였고, 언약 공동체는 종교적·도덕적·사회적으로 점점 무너졌다. 이 책은 불완전한 영웅들의 모음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의 깊은 타락과 그럼에도 압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언한다.




2. 책명

책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세우신 ‘사사들’에게서 왔다. 히브리어 ‘쇼페팀’은 오늘날 법정의 재판관보다 넓은 뜻으로, 분쟁을 판단하고 백성을 이끌며 군사적 구원을 이루는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사사들은 왕조를 세운 왕도 전국을 항상 통치한 중앙 지도자도 아니었고,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특정한 위기에서 백성을 구원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유대 전통은 사무엘을 저자로 보지만 이를 확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반복과 여부스 사람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진술은 왕정이 시작된 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후의 관점과 잘 어울린다(1:21; 17:6; 18:1; 19:1; 21:25). 그러나 정확한 기록 시기와 편집 과정은 단정하기 어렵다. 책이 정교한 문학 구조와 신명기적 평가를 지녔다는 이유로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사사 시대의 전승을 영감받은 저자가 언약의 관점에서 구성한 역사로 읽어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남은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중앙 정부와 지속적인 지도력은 없었고, 지파들은 외적 압제뿐 아니라 내부 경쟁과 폭력으로 분열되었다. 책은 후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화와 언약 불순종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지 가르치고, 압제의 원인이 여호와의 무능이 아니라 백성의 배교임을 밝힌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반복해서 구원하셔도 인간 지도자와 일시적 해방만으로 백성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2:

5은 지파별 정복의 성과와 실패를 보여 주는 역사적 서론이고, 2:6–3:6은 배교·심판·부르짖음·사사를 통한 구원·재배교의 반복 양식을 설명하는 신학적 서론이다. 3:7–16:31은 옷니엘에서 삼손에 이르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순환은 단순 반복되지 않고 백성과 지도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된다. 17–18장은 미가의 신상과 단 지파의 우상숭배로 종교적 혼란을, 19–21장은 레위인의 첩 사건과 베냐민 전쟁으로 도덕적·사회적 붕괴를 보여 준다. 마지막 두 부록은 연대순 결말이라기보다 ‘왕이 없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 시대의 본질을 폭로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사사기의 반복 구조는 인간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백성이 압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언제나 깊은 회개를 뜻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사사를 세우신다(2:16-18). 그러나 구원 뒤에는 더 심한 배교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조차 희미해진다. 이 하강 구조는 외부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고쳐지지 않음을 드러낸다.

사사들도 점차 무너진다. 기드온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말년에 왕 같은 권세와 에봇으로 올무를 남긴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과 딸의 비극은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적 종교 관념과 얼마나 혼합되었는지를 보여 주며, 본문은 그의 행동을 모범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블레셋을 치지만 욕망과 복수에 지배된다. 하나님이 결함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렸음을 드러낸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랐으며, 그 결과 신명기에서 경고한 압제와 혼란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부분적인 안식을 주셨다. 그러나 지파의 분열과 반복되는 내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공동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결론은 다윗 왕권의 필요를 바라보게 하지만, 단순히 인간 왕만 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 아래 의롭게 다스리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왕이 필요했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사사들은 외적 원수에게서 제한된 기간 동안 백성을 건졌지만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어떤 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나(히 11:32), 책의 진행은 구원자들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더욱 선명히 보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아 일시적 압제만 끝내는 사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욕망이나 복수에 흔들리지 않고 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사사기의 어두운 결말은 인간이 자기 소견을 왕으로 삼는 상태를 심판하고, 말씀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실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한다.




9. 읽는 방법

사사기를 어린이 영웅담이나 지도력 성공 사례로 읽지 말아야 한다. 서술된 행동과 하나님이 승인하신 행동을 구분하고, 사사의 승리뿐 아니라 성품의 결함과 이야기 전체의 하강 흐름을 살펴야 한다. 드보라의 사역을 여성 전체에 대한 열등성이나 남성 지도력의 조롱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본문이 바락의 주저함과 드보라의 신실한 예언 사역을 함께 보여 주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입다의 서원과 내전,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은 모방하거나 변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공동체의 참상을 고발한다. ‘왕이 없었다’는 반복도 정치적 강권 통치의 정당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의로운 통치의 필요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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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두 서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1:1-3:6)


1. 역사적 서론: 정복의 성과와 실패(1:1-2:5)

여호수아서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한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뒤를 잇는 확실한 계승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그 뒤를 이을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본 단락의 구조에서 드러난다(K. Lawson Younger).

(1)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1:1)

대표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묻는다.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이들은 아마도 제비뽑기의 일종인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다.

(2) 유다 지파가 올라감(1:2-21)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모든 지파 가운데 전쟁을 이끌 지파가 된다(2절, cf. 20:18). 유다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베섹을 정복한다(2-7절, cf. 많은 학자는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을 불신의 행동으로 본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방을 정복하고(8-15절), 또 네겝과 낮은 지대(요단 강 유역의 평지)를 정복한다(16-21절).

베섹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 유다는 베섹의 왕 아도니베섹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 이는 가나안 족속의 전쟁 풍습이었다(7절). Daniel Block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정복지는 예루살렘이었다(8절). 예루살렘은 BC 3000년대부터 사람이 살던 곳으로 오래된 성이다. 이곳은 베냐민 땅의 경계선에 있었다(cf 2절, 수 18:28). 유다는 또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인 헤브론(기럇 아르바)을 정복하는데(10절), 이는 갈렙의 활약을 기념하는 것이다(cf. 20절, 수 15:13-14).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했다면 드빌(11절)은 옷니엘의 활약을 정복된다. 옷니엘은 갈렙의 딸(악사)을 아내로 맞이하며 악사를 통해서 갈렙의 두 샘을 기업으로 받는다(13-15절).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5:14-19에도 기록되어 있다. Klein은 악사를 ‘예의범절을 갖춘 여성의 모델’로 평가한다.

이제 초점은 유다 영토의 남쪽 지역 정복에 맞춰진다. 모세 장인이 속한 미디안 족속인 겐 사람들은 아랏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16절). 이는 겐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아랏 주민들을 전멸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지 가나안 백성 중에 함께 거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cf. 삼상 15:6에서 사울 왕은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떠나라는 경고를 한다). 한편,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스밧을 정복하고 진멸[헤렘]한다(17절). 이러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19절, cf. 4절). 그러나 19절과 21절은 유다와 베냐민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음을 보고한다. 이는 분명히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3) 요셉 지파가 올라감(1:22-36)

유다의 정복 이야기를 마친 후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이어 간다. 이 단락은 요셉 가문의 벧엘 정복 이야기(22-26절)와 북쪽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27-36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벧엘(루스)은 훗날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벧엘의 정복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정복과 라합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cf. 수 2장). 그러나 라합 때와는 다르게 정탐꾼들이 맺은 언약(24절)은 개종하지 않은 자와 맺은 맹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을 암시한다. 정탐꾼들의 “선대”[헤세드]는 가나안 사람의 한 무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했다(26절). 요셉 가문의 불순종은 27-29절에 나오는 온전한 정복의 실패를 예고한다.

27-36절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열한다(원문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지파와 정복하지 못한 성읍의 수는 다음과 같다: 므낫세-다섯 성읍(27절), 에브라임-한 성읍(29절), 스불론-두 성읍(30절), 아셀-일곱 성읍(31절), 납달리-두 성읍(33절). 에브라임은 게셀 한 성읍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곳은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를 잇는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로서 결국, 남북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였다. 납달리가 노역꾼으로 삼았던 두 성읍(벧세메스-태양의 집, 벧아낫-아낫의 집)의 이름에서 그곳이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하게 된다. 34절은 단 지파의 실패를 보여 준다. 그들은 가나안(아모리) 족속에게 몰려 최북단에서 살게 된다. 후에 아모리 사람들을 요셉의 후손이 정복하지만 죽이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다(35절).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 그렇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는 유다로 시작하여 단 지파로 끝난다. 앞으로 이어질 사사들의 이야기 또한, 유다의 사사(옷니엘)를 시작으로 단의 사사(삼손)으로 끝난다. 이같은 패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순종이 각 지파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4)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감(2:1-5)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칠십인역은 벧엘이라고 부연 설명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여호와의 사자[말라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취하는 모습이기도 하다”(송병현). 사사기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사자(천사)가 등장한다(5:23, 6:11-12, 13-20 13:3, 13-21). 길갈과 벧엘(보김)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더욱 생각나게 한다.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음을 지적하며 그들과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선고한다(3절). 이러한 심판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저 통곡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도 언약 갱신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2. 신학적 서론: 하나님을 배반함(2:6-3:6)

(1) 새로운 시대의 시작(2:6-10)

이 단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락(24:28-31)을 반영한다. 초점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전 세대와 다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책임은 간과되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하지 않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cf. 신 6:6-7).

(2)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읽기 전략(2:11-19)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고하며(11-13절), 사사들의 이야기의 반복 패턴을 제시한다(14-19절). 저자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배반하고”-12, 13절)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사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14절, 3:8, 4:2, 9, 10:7).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그들을 쫓아 다녔다(15절). 13절의 ‘아스다롯’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바알의 아내(아스달테)를 가리킨다. 아스달테는 전쟁과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14-19절은 하나님의 진노(심판)와 구원이 네 단계의 주기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우상숭배)을 행한다. ②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에 손에 붙여서 압제를 받게 하신다. ③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신다(16, 18절). ④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더욱 타락한다(19절).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고통의 역사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도리어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17-21장)는 그 타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3) 반역한 세대를 심판할 도구들(2:20-3: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 파괴와 완고함에 대해 진노하시며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21).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이며 “시험”(2:22, 3:1, 4)이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면(수 21:43-45),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2:2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 두신 가나안 사람들은 네 무리다. ①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② 모든 가나안 족속 ③ 시돈 족속 ④ 히위 족속(3절). 블레셋의 다섯 군주는 1장의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사 시대 전체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제시되는 것이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시험에 철저히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4) 반역의 결과(3:5-6)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 가운데 섞여서 살게 되었고, 그들과 통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하신 금지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신 7:3-5).






II. 본론: 거듭되는 고난과 해방(3:7-16:31)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자들이 아니고 각 지파의 영역에서 활동한 지도자들이다. 앞으로 소개되는 열두 사사들은 더 많은 사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사들이며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얼마든지 겹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미래는 하나님의 용서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거부하는 순간 언약은 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용서하신다.” (송병현)


1. 옷니엘 대 아람(3:7-11)

옷니엘은 앞으로 소개될 사사들 중에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다. 옷니엘은 유다 지파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메소보다미아(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억압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많은 학자는 구산 리사다임이 에돔 왕이라고 주장한다(Block은 디글랏블레셀 1세로 본다).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9절). 사사기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10절은 “여호와의 영”이 옷니엘에게 임하셨다고 표현을 한다. 이 표현은 기드온(6:34-“옷입히다”)과 입다(11:29) 그리고 삼손(14:6, 19, 15:14)에게 나타난다.




2. 에훗 대 모압(3:12-30)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12절)라는 표현은 항상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7절). 이러한 표현은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여섯 차례 등장한다(3:7, 12, 4:1, 6:1, 10:6, 13:1).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모압(에글론 왕)을 붙이셔서 18년 동안을 억압받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오른 손의 아들”) 지파인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신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는 이야기는 일종의 인클루지오를 형성하며 유머와 풍자를 드러낸다.

A.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를 받음(12-14절)

B. 여호와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심(15b절)

C. 에훗이 조공을 배달함(15b-18절)

B ́ 에훗이 사사의 역할을 해냄(19-26a절)

A ́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배함(26b-30절)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조공을 바친 후 에글론을 독대하여 그를 칼로 찔러 죽인다(18-21절).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17절) 자였고 칼로 그의 몸을 찔렀을 때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22절, cf. 이 표현은 ‘배설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4절-신하들은 ‘용변을 보신다’고 생각함). 에훗의 왼손잡이라는 특징은 그가 에글론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으로 활용되었다(21절). 에훗은 무사히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모압의 용사들을 모두 죽인다(29절). 그 후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온다.




3. 삼갈 이야기(3:31)

세 번째 소개된 사사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드보라의 노래’에 언급될 뿐(5:6), 더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학자들은 그의 이름(삼갈)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후리아 사람(Hurrian)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후리아 사람으로 본다(Block).




4. 드보라와 바락 대 가나안(4:1-5:31)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야기(4장)와 노래(5장)로 묘사되며 두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다.


(1) 드보라의 이야기(4장)

에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앞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수 11의 야빈과 다른 인물)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20년을 학대하게 하셨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군대가 강력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다(4절).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락”을 구원자로 세워(삼상 12:9-11, 히 11:32)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에는 구체적인 전략과 승리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락은 두려움에서였는지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한다(8절). 이에 드보라는 함께 가지만 전쟁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혼란에 빠지게 하심-15절)으로 대승을 거두지만, 적장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17절의 “화평이 있었다”는 표현은 야빈과 헤벨이 동맹 관계였음을 암시한다). 야엘은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으로 들여 안심을 시킨 후 잠든 사이에 장막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 죽인다(21절). 이렇게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간다.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여자”의 활약이다. 고대근동 당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종속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 남성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지도자의 역할에 크게 실패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죽음 이후 점차적으로 야빈의 세력은 진멸된다(24절).




(2) 드보라의 노래(5장)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부른 노래이다.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한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사로 오셨다는 것이다(4-5, 13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7절)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드보라는 이어서 즐거이 헌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사들을 칭찬하며(9절), 그 군대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승리)을 전하라고 외친다(11절).

14-18절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을 언급한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드보라의 지파), 베냐민, 므낫세(므낫세의 아들 마길), 스불론, 잇사갈이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르우벤, 갓(길르앗), 단, 아셀이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15-16절)는 표현은 르우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전쟁에 참여하라는 제안에 굳은 의지로 반대한 것을 의미한다. 가장 장렬하게 싸운 지파는 스불론과 바락이 속한 납달리이다(18절).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0절의 별들이 제 위치를 “이탈해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한다. 우가릿 신화에 의하면 별들은 비를 내리게 한다. 이를 근거로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강을 범람하게 하여(21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으로 이해한다. 노래는 이 전쟁을 온 가나안 민족 대 여호와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다(23절, cf. “메로스”는 이곳에만 언급되는 지명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일 것이다. 멜로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성읍을 대표현다).

24-30절은 야엘에 대한 축복과 함께 시스라의 패배를 조롱한다. 야엘은 강한 남자를 쓰러뜨린 용감한 이방 여자(겐 사람)로 그려진다.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와 생각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조롱한다. “이스라엘의 어머니”(7절)는 영광을 얻겠지만 가나안 족속인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음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드보라의 노래는, 마지막으로 “주의 원수들”이 다 이처럼 망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같이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친다(31절). 이렇게 전쟁이 마치고 이스라엘에는 한 세대(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5. 기드온 대 미디안(6:1-8:32)

(1) 서론(6:1-10)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창 25:2-4, 출 2:15-22, 민 26:6-16)에게 7년 동안 착취와 괴롭힘을 당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은 산과 굴에 숨어 살았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이름은 기드온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아모리 살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10절)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신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2) 하나님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심(6:11-32)

사사 중에 유일하게 기드온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소명을 받는다(14절). 그러나 그의 반응은 과연 신앙적이지 않다. 그의 머뭇거림과 불신은 모세를 연상케 한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아말렉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그도 그 영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삼손과 비슷하게 사사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만나 큰 격려의 말을 던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12절). 13절의 기드온의 대답은 그의 불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통의 책임을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는 기드온에게 “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다(16절, 화자가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 자신으로 바뀐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구약의 특징을 보여 준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신다는 표징을 요구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요구한대로 그가 바친 제물(고기와 무교병)을 불로 살라서 응답한다(21절).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샬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24절)이라고 부른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신다. 이제 상황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명령)하시는 상황으로 바뀐다. 기드온은 아버지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10명의 종을 데리고 밤에 이 일을 행한다. 아침에 사람들은 놀라고 기드온을 지목하여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온다. 그러나 요아스는 지혜롭게 말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그의 말인 즉은 “바알이 진짜 신일진대 바알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자와 직접 싸우게 하라”라는 것이었다(31절). 이때부터 기드온(“부수는 자/찍는 자”)은 여룹바알(“바알과 싸우다”)이라고 불렸다. 어떤 학자는 여룹바알이 본명이고 기드온이 이때 생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3) 기드온의 신앙적 갈등(6:33-7:18)

이 단락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에 나서기 전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다섯 번이나 확신시켜주신다(6:36, 7:2, 7, 9, 14-15). 사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준 표징을 확인했고(6:21), 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제 실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왔다. 하나님의 영은 기드온에게 “임하고”(6:34, 문자적으로는 “옷을 입히다”는 뜻이다), 기드온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로부터 군대를 불러 모은다.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6:36, 37 “이미 말씀하심같이”)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양털 시험”을 한다. 먼저는 양털 뭉치를 밤새 마당에 놓아 둘 때에 그 양털만 이슬에 젖고 당은 이슬에 젖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요구는 그 반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lock은 기드온이 이 두 번의 요구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Younger는 양털을 이용해 신의 뜻을 구하는 것은 고대 근동 이방 종교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위해 두 번에 걸쳐 기드온의 요구를 “그대로 행하신다”(6:37-40).

7장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뽑는 일과 정탐을 보내는 일을 다룬다. 하나님에게서 승리의 표징을 받은 기드온은 이제 적과 싸울 준비를 한다. “겨우” 싸울 용기를 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7:3, 7-이것은 정예부대를 뽑는 방식이 아니다) 오직 300명의 군사만을 남기는 일이었다. 앞의 사건에서와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신 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극소수의 군사만을 남기게 하신 이유는 2절에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하였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결국, 전쟁을 위해 나온 사람 중 31,700명이었다. 사실 모두가 함께 싸워도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적군은 135,000명-8: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기 원하셨다.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겨우 용기낸 사람들(7:3)을 무작위로 300명만 빼고 모두 돌려보냈으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드온에게 큰 시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7:10-11) 적들 가운데 한 사람이 꾼 예언적인 꿈(7:13-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과 해석을 듣게 하신다. 기드온은 이에 용기를 얻고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대항한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함께 횃불을 숨긴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게 한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든 채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7:18)라고 외치게 한다. “기드온을 위하라”(또한, “기드온의 칼이다”-7:20)는 표현은 결코 신앙적인 모토가 될 수 없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7:2)과도 어긋나는 구호이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신의 이름]을 위해, [왕의 이름]을 위해”라는 구호가 발견된다. 즉 기드온은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다.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으로 지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8:31).

(4) 이스라엘의 승리: 두 전투(7:19-8:21)

300명의 용사는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새벽에 적진에 나아가 “나팔과 항아리/횃불” 전략으로 대승리를 거둔다. 적군은 큰 공포감에 휩싸여서 서로 칼로 쳐서 죽였다. “나팔과 항아리/횃불” 전략에 대해서는 과학적/군사적 해석으로 그 실효성을 논한다 할지라도 본문은 (여리고 성 정복과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강조한다.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도망자들을 추격하는 일에 동참한다(7:23). 그리고 기드온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 동참한 에브라임 사람들도 큰 승리를 거두고 미디안의 두 방백(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인다(7:25). 많은 학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끌어들인 일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만 등장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8:1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혜롭게 이번 전쟁의 공로를 에브라임에게 돌리며 그들을 달랜다(8:2-3). 그렇게 문제는 일단락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분열은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었다.

8:4-21은 잠시 중단되었던 미디안 연합군과의 두 번째 전투를 그린다.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는 적군(15,000명)을 300명의 지친 군사와 함께 계속 추적했다. 그는 갓 지파의 숙곳과 브누엘(브니엘)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4-9절). 그런데 이 단락에서 기드온은 지혜롭게 설득하던 모습대신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형제 지파를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7, 9절).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숙곳과 브누엘을 응징했다(16-17절).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도리어 동족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 Block은 겁 많던 기드온이 매우 성급하고 잔인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18절에서 기드온은 사로잡아 온 미디안의 왕들(세바와 살무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고 묻고 왕들은 “그들이 너와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았다”고 대답한다. 이 말은 기드온을 300명의 군사만을 거느리는 “왕자”에 불과하다는 조롱일이다. 기드온은 아들(여델)을 시켜 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아들은 두려워하고 결국, 자신이 죽인다(21절).

(5) 결론(8:22-32)

전쟁 승리 사건 이후에 그려지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씁쓸함을 남긴다. 그는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멋지게 말로 거절했지만(“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23절), 그의 행동은 이미 백성위에 군림하고 부를 누리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cf. 7:18). 그는 백성들에게 전리품 중 금귀걸이들을 달라고 요청한다(24절). 그리고 그는 초승달 장식들(왕의 신분을 나타냄-21절)과 패물과 왕들의 의복 등과 함께 17,00세겔(20kg)에 달하는 금귀걸이 얻는다. 그는 비록 왕의 타이틀은 가지지 않았지만 왕과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다. 그의 왕권에 대한 욕심은 많은 아내를 소유한 것과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에도 나타난다. 그는 아들을 아비멜렉(“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은 것에도 나타난다(31절).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얻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한 때 기드온은 오브라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허문 자였지만(6:25-32)이제 그는 또 다른 우상을 세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히” 섬기게 하는 자가 되었다(27절). 그렇게 기드온은 영적인 실패를 한 자로 죽었으며 그의 아들(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더욱 혼돈으로 몰아 넣는다.




6. 아비멜렉 왕(8:33-9:57)

(1) 소개(8:33-35)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바알브릿(“언약의 주”)을 섬겼다. 그들은 기드온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34절) 더욱 악해져만 갔다.

(2) 아비멜렉의 상승(9:1-21)

이번에 하나님의 징계로써 주어진 적은 이방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자였다. 기드온의 첩(세겜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은(8:31) 그 어머니의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후 스스로 왕이 된다(5-6절). 그러나 그 형제 중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건졌다.

요담은 자기의 형제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 비유와 경고의 말을 전한다(7절). 그가 외친 곳은 그리심 산 꼭대기였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축복을 선언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곳이다. 이제 그곳은 저주가 선언되는 장소가 된다(“요담의 저주”-57절). 요담의 “나무들의 비유”(8-15절)는 아비멜렉이 누구보다도 왕의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역설한다. 그는 가시나무에 불과하다. 한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기드온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이다(16-18절).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행위의 진실함과 의로움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 그리고 “아비멜렉”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한다(20절, cf. 23절).

(3) 아비멜렉의 몰락(9:22-57)

요담의 예언이 있은 후 3년이 지났다.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20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셨다(23,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시는 것이었다(24절). 세겜 사람 가운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아비멜렉의 권위에 도전하며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였다(28, 31절).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세겜을 쳤다. 가알과 그의 지지자들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도망하였다(39-41절). 아비멜렉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매복하였다가 세겜 성을 정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어 버렸다(45절). 또한, ‘에브릿 신전’보루(진지)에 숨어 들어간 천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방법(불태워 죽임)이 잔인하기 이를 때 없었다(49절).

세겜을 응징한 아비멜렉은 여세를 몰아 데베스를 점령하였다(50절). 그가 다시 한번 망대에 숨은 자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할 때에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다. 그의 죽음은 한 여인에게 죽음을 당한 장군 시스라의 죽음(4:21)과 같이 수치스럽고 허무한 죽음이었다(54-55절). 세겜의 심판과 함께 아비멜렉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70아들을 죽인 죄를 갚으신 사건이다(24, 56-57절).




7. 돌라와 야일(10:1-5)

아비멜렉의 긴 이야기 뒤에 두 명의 사사가 짧게 언급된다. 잇사갈 사람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은 각각 23년과 22년을 활동하였다. 그러나 어느 민족으로부터 압제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1절)는 표현에 관해 어떤 학자들은 그가 아비멜렉의 손에서 혹은 아비멜렉이 만들어낸 혼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이해한다. 야일의 시대는 평화로웠으며 그는 왕처럼 부귀를 누렸다(4절). 앞으로 있을 입다 시대의 내란에 의한 동족 참상(12:6)에 비하면 이 시대는 폭풍 전야와도 같다.




8. 입다 대 암몬(10:6-12:7)

사사 입다의 긴 이야기는 대화 중심으로 전개되며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법적 구조를 지닌다.

(1) 여호와 대 이스라엘(10:6-16)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배반하고”-6, 10, 13절) 우상들을 섬겼다(cf. 2:12-13). 우상들을 총 7가지로 언급된다(바알들, 아스다롯,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으며”(2:14)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르우벤, 갓, 므낫세)들은 18년 동안 “학대와 억압”을 당하였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도 “곤고가 심하였다”(8-9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범죄했다고 고백했다(10절). 이는 사사기에서 처음 나오는 죄의 고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들(일곱 민족)로부터 구원했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11-14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15-16a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16b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다시 다른 신을 찾는 것(14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2) 암몬 족의 위협(10:17-11:1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응답하지 않으신 상태다. 그러나 그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진을 쳤다. 길르앗 지역의 백성과 지도자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지를 의논한다(10:18). 그리고 결국, 입다를 장관으로 데려 온다(11:5, 11). 입다는 “큰 용사”로 소개된다(11:1). 그러나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기에 길르앗에서 쫓겨나 돕 땅(“좋은 땅”)에서 “불량배들”을 이끌며 살고 있었다(cf. 학자들은 3절의 “함께 출입하였다”는 표현을 ‘약탈하러 다녔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는 나라를 위한 지도감이 아니었다). 장로들은 친히 그를 찾아가 그에게 호소한다. 입다가 거절하자 장로들은 그가 암몬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 기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결국은 데려온다.

다른 사사들의 소명과는 다르게, 입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표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추대했으며, 입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뢸 뿐이었다(11:11, 맹세했다는 의미). 이야기의 구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거절당하자(10:14), “불량배 혹은 약탈자” 입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Younger).

(3) 입다 대 암몬 왕(11:12-28)

길르앗의 통솔자가 된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에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협상을 시도한다. 저자는 입다의 탁월한 협상력을 묘사하기 위해 주고 받는 대화를 상세하게(입다 이야기의 삼분의 일) 기록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협상을 노력하지만 후에 동족 에브라임을 칠 때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입다의 질문에 암몬 왕은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로 억지를 부리며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13절).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술하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시혼 왕)의 땅을 점령한 것이라고 말한다(15-22절, cf. 민 20-21장, 신 2장). 그러면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곳을 갑자기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는 것을 증명한다(23-27절). 그러나 암몬은 입다의 설득을 듣지 않는다. 27절에서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의 신앙이 바르지 않음은 이어지는 이야기(인간 번제를 약속하는 일-31절)에서 드러난다.

(4) 암몬 족의 패배(11:29-40)

암몬과의 싸움에 앞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 결과 입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거나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후에 삼손에게도 세 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능력)가 부어졌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고 이끄셨음을 의미한다(32-33절). 입다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서원한 장면은 그의 신앙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 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사람이다(11, 30-31절). 결국, 그는 자신의 “이교적인” 서원 때문에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된다(34-39절, cf. 레 18:21, 20:2-5 하나님께서는 인간 번제를 금하신다). 그 서원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 숭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cf. 24절, 왕하 3:26-27).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5) 입다 대 에브라임(12:1-7)

입다의 불경건함은 동족 에브라임을 무참하게 처단하는 데에서 극치를 드러낸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나와 암몬과의 전쟁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협박한다. 이는 입다를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내비치는 것이다.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에도 비슷한 이유로 항의했다(8:1-3). 입다는 자신이 에브라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책망한다. 입다의 책망을 말로 끝나지 않고 바로 행동을 취하여 길르앗 군대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운다. 이것은 “정의의 심판”이 아닌 개인적인(길르앗 지파주의의) 복수였다. 평소에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비아냥거렸다(4절). 그러기에 길르앗은 “쉽볼렛” 발음을 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하여 모두 죽였다. 그때 죽은 자가 42,000명(6절)이었으니 엄청난 동족상잔이었다. 입다는 사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6년)을 다스렸다.




9. 입산과 엘론과 압돈(12:8-15)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베들레헴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태어난 유다의 베들레헴과 스불론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이다. 다음 사사인 엘론을 설명할 때 “스불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입산은 유다(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입산은 많은 자녀(아들 30명, 딸 30명)를 두었는데 이는 무남독녀였던 입다와 대조되며 평안한 시대였음을 암시한다.

7년 동안 사사로 지냈던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을 다스린다(11절). 그에 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이 또한, 평안한 시대였음을 암시한다.

엘론을 이어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13절). 비라돈은 세겜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져있는 곳으로 본래는 므낫세 지파에 속했다(수 17:7-9). 그러나 15절은 그곳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표현한다. 엘론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은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이는 그 가문이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음을 암시한다(cf. 10:4). 그는 8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기드온 이후로 스스로 왕의 지위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10. 삼손 대 블레셋(13:1-16:31)

“기드온 이야기에서 시작된 리더십의 ‘나선형 하향곡선’ 역시 삼손 이야기에서도 지속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끝난 후 백성들로부터 수집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게 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던 입다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어리석고 일방적인 서원으로 딸을 죽였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주인공 삼손은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사람이기에 독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며 그의 이야기를 읽지만, 어른이 된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불같은 성격대로 살았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단 두 차례였는데, 큰 곤경을 당했을 때였다. 한번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다른 한 번은 눈이 뽑히고 갖은 수모를 당한 노예로서 복수와 죽음을 갈망하면서였다. 삼손은 이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송병현)

① 서론(13:1)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적들(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이번에는 사사기의 다른 때보다 가장 긴 억압의 기간이 명시된다. 40년. 그러나 이스라엘의 강퍅함을 암시하듯 삼손 이야기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② 마노아의 아내와 첫 번째 현현(13:2-7)

삼손의 탄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예고된다. “여호와의 사자”는 임신하지 못하던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다(5절). 여인은 남편(단 지파 사람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2절의 “소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 떨어진 유다와 단의 경계가 되는 조그만 마을이었다.

③ 마노아의 아내와 두 번째 현현(13:8-23)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여인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삭발 금지와 나실인 규정, 4-5절)를 알려주었다. 아마도 마노아는 “여자를 통한 계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그 계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신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노아가 아닌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 여인은 급히 남편을 불러오고 마노아는 여인이 받은 계시를 확인한다(13-14절). 강조는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을 때까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노아의 영적 둔감함은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타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음식을 대접하려 했다는 사실(15-16절)에서도 드러난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18절, “비밀/놀라운 것”)라고 말하지만 마노아는 여전히 사자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마노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 준다. 어쨌든, 마노아가 사자의 지시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야 “여호와의 사자”인줄 알게 된다(20-21절).

22절에서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여기서는 도리어 여인이 더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④ 결론(13:24-25)

그 여인은 아이를 낳아 삼손이라 이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휘젓기”) 시작하셨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하네단”(25절)과 가까운 벳세메스(“태양의 집”)의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삼손의 부모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다.

① 첫 번째 사건(14:1-20)

장성한 삼손은 딤나(유다와 단 지파의 경계선)에서 블레셋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부모는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cf. 신 7:3). 1-2절의 “보았다”는 동사의 반복이나 “눈에 좋았다”(3, 7절)는 표현은 사사기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된다. 그럼에도, 저자는 4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다(cf. 한글개역개정 번역은 삼손이 계획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원문은 하나님께서 뜻하셨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과 불경건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송병현은 Younger의 해석에 동조하며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오직 성욕에 불타는 자’‘어떤 사명감이나 가치관도 없는’ ‘저급 사사들 중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부모는 마지못해 이 일을 허락했고, 삼손은 딤나에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그 사자를 찢는다(5절). 삼손과 연고나하여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이다(첫 번째는 13:24).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의 임함은 단지 사자를 찢는 일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영적이지도 구원사적이지도 않은 사건이다. 삼손은 사자를 죽인 일과 후에 그 사체에서 꿀을 가져온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6, 9절, cf. Younger는 삼손이 정결 규례에 따라 사체를 만진 후 치러야 할 의식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자를 죽인 일은 후에 블레셋에게 낸 수수께끼의 소제가 된다.

삼손의 결혼 잔치가 신부집에서 1주일 동안 치러지는 동안 삼손은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내기를 한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14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고, 아내는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애원하며 매달렸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말하고,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채로 블레셋의 성읍(아스글론)에서 사람 삼십 명을 죽이고 그 옷을 수수께끼의 보상으로 준다(19절). 삼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의 등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삼손은 거의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의 힘을 이용한다(6, 19절). 한편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불완전한 삶조차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② 두 번째 사건(15:1-20)

결혼 잔치에 아내를 남겨 두고 왔던 삼손은 얼마 후 아내를 찾으러 간다. 그러나 장인어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매고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 농작물을 다 불태운다(4-5절). 이는 블레셋의 경제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블레셋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곡식의 신(다곤)을 믿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는 블레셋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블레셋 사람들 여럿을 죽인다. 그리고 삼손은 유다에 속한 에담이라는 동굴에 피신힌다(8절).

이제 블레셋의 반격이 시작된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루어 유다의 땅에 진을 친다.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삼손과 합의하고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준다. 이 순간만큼은 삼손은 고독한 “구원자”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11절). 그들은 3,000명이었지만 블레셋 1,000명과 싸울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한 “식민지 생활”을 원했다. 삼손은 동족에게 버림받고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레히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다시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은 큰 능력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쳐 죽인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라맛 레헤-17절)이리고 부른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에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다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된다. 삼손은 경건한 사사는 아니었지만(그가 잡은 턱뼈는 죽은지 얼마 안 되는 짐승의 새 턱뼈였다. 또한, 그의 노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16절)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대적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삼손은 완전히 탈진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의 부르짖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위해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 그 샘의 이름은 “부르짖는 자의 샘/우물”(엔학고레)이라고 불렸다.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그러나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던 때에 사사로 있었던 것이다(20절).

① 삼손의 몰락(16:1-22)

삼손이 블레셋 성읍(가사)에서 한 기생에게 들어간다. 여기서도 삼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행동한다. 삼손은 지금 적진의 한 가운데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적들은 그를 죽이려고 밤새 성문에 매복하였다. 황당하리만큼 그는 성문짝을 기둥째 빼어 들고 가버린다(3절).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 당시 블레셋 군인들이 그의 압도적인 힘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 이상되는 거리였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힘으로 삼손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삼손의 약점을 이용한다. 그것은 삼손이 사랑한 여자, 들릴라(“밤의 여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14:15-17).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를 결박하여 넘기는 대가로 각각 은 1,100개를 약속받았다(5절, Block은 다섯 성읍을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 다섯 명이 이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녀가 얻게 되는 대가가 5,500세겔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은 5~15세겔이었다). 그녀는 삼손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물어본다(6절). 삼손은 세 번에 걸쳐 그녀에게 거짓을 말한다. 처음에는 새 활줄(짐승의 힘줄) 일곱으로 결박하면 된다고 했다가(7-9절), 그다음은 새 밧줄로 하면 힘이 약해진다고 하고(10-12절, cf. 15:13-15), 세 번째는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했다(13-14절). 들릴라는 세 번 다 삼손을 시험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에 그녀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며 날마다 삼손을 졸랐다(16절).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재촉에 못 이겨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만다(17절). 이제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리고 힘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빠진 채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다. 저자는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20절)고 표현한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 머리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수치와 고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22절).

② 삼손의 죽음(16:23-31)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다곤)이 원수 삼손을 넘겨 주었다고 하며 신을 찬양하며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수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였다. 이때 삼손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블레셋에게 복수 할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28절-여전히 그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였다). 그리고 그는 신전의 주요 기둥을 무너뜨려 그곳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30절, 신전 지붕에 있던 자들만 3천명이었다-27절). 이 사건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로 끝나지 않고 다곤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지내며 “홀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15:20).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삼손을 기드온과 바락(4:6)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나마 이들은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III. 두 결론: 이스라엘의 총체적 부패(17:1-21:25)


1.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17:1-18:31)

사사시대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종교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더욱 부패해져 갔다. 17장부터 이어지는 사사기의 후반부는 이를 증명한다. 저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평가한다(17:7, 18:1, 19:1, 21:25).

(1) 미가의 우상(17:1-13)

미가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이루어진 공공연한 우상숭배에 관해 말한다. 미가는 어머니의 재산(은 1,100세겔)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기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으며 축복하고(2절)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한다(3절). 그러나 여호와께 바친다는 그 은(200세겔)으로 한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둔다. 미가는 자신의 개인 산당에 에봇(cf. 8:27)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한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 단면(“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함”-6절)을 묘사한다.

미가의 집은 이제 공공연한 산당이 되었다.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하지 못하고 미가의 집으로 와서 그곳의 제사장이 된다.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공급을 얻지 못해서 떠났을 것이다. 미가는 돈으로 제사장을 사서 “개인 전용 제사장”을 삼는다(10절). 그리고 이제 그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돈을 위해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산당의 제사장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으며(18:30) 성전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30세)도 안 된 청년이었다.

(2) 단 지파 라이스 점령(18:1-31)

미가의 집과 레위인을 연결고리로 단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하였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분배받은 땅(수 19:40-48)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 산악지대로 내쫓겼다(1:34-36). 이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 정복할 땅을 살피게 한다. 정탐꾼들은 마침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 그 레위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6절) 그들에게 평안히 대답하고 격려하여 보낸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와 단 지파에게 그곳은 매우 좋으니 당장 올라가서 취하자고 독려한다(10절, cf. 라이스는 레셈이라고도 불리는-수 19:47-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그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였다). 여기까지 보면 정탐꾼들은 매우 경건하며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성소가 아닌 곳에서 제사장일 수 없는 사람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자신들의 눈에 좋을 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미신적이다. 그 확실한 증거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600명의 군사들이 라이스 정복에 나선다. 그 군대는 정탐꾼들과 함께 다시 미가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제로 빼앗아 가져간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사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은 허울뿐인 그 제사장까지도 데리고 가서 단 지파만의 제사장으로 삼으려 한다(19절). 그 레위인은 다시 한번 이기적이고 반율법적인 태도로 그들의 제안을 “기쁘게” 수락한다(20절). 미가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단 군대를 추격하지만 군사적으로 열세하여 포기한다(22-26절). 단 지파는 결국, “신상들과 제사장”을 앞세워 라이스를 점령한다. 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쁘게 허락하신 것도 아니다. 그들이 정복한 라이스(이름은 “단”으로 바뀐다) 성읍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다(30-31절). “실로”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던 곳으로(수 18:1) “하나님의 집/장막”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도 이곳에서 사역했다(삼상 1-3장).

그 레위인의 이름은 30절에서 밝혀진다. 그는 다름 아닌 모세의 후손 요나단이었다. 그와 그의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했다(cf. 단 지파는 BC 734년에 앗수르에 의해 끌려갔다-왕하 15:29).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의 타락이 어떻게 한 지파를 우상숭배하는 지파로 만드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율법의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레위인)의 타락이 백성을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의 길로 이끄는지를 보여 준다. 후에 분열왕국시대에 이르러서 여로보암 왕은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 이스라엘을 타락의 극치로 몰고 간다(왕상 12:27-31).




2.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부패(19:1-21:25)

저자는 17-18장에서 한 개인과 레위인의 타락이 어떻게 한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19-21장은 이러한 타락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분열과 함께 치명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함 보여 준다. 많은 학자는 이 단락(19-21장)의 이야기를 사사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본다. 그 이유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궤는 벧엘에 있기 때문이다(20:26-28). 사무엘 시대에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다(18:31, 삼상 1-4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연합 체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여호수아를 알았던 장로들(수 22:9-34)이 지도자로 있을 때임을 암시한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사사기의 마지막에 둠으로써 1장에 나온 베냐민 지파의 실패(1:21)와 병행을 이룬다.

(1) 레위 사람의 첩이 강간 당함(19:1-30)

이 이야기는 18장의 이야기의 시작과 의도적인 평행을 보이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18장의 이야기에서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여기서는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면서 일이 시작된다.

한 레위인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다. 그녀는 음행을 행하고(혹은 미워하여)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베들레헴)에 거하고 있었다.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레위인은 장인의 간청으로 그곳에서 환대를 받으며 5일을 지낸다. 그 후 길을 떠나 예루살렘(여부스)을 지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한다(cf. 공교롭게도 사울 왕은 기브아 출신이었다. 저자는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과 사울 왕을 대조하는 듯하다). 사실 그 레위인과 첩 그리고 종은 기브아에서 나그네로서 환영받지 못하고 어렵게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의 집에 거하게 된다(16, 21절).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며 압박한다. 이러한 죄악상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보는 것과 흡사하다(창 4장).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22, 25절) 그 첩은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아침 그 노인의 집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열두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낸다(29절, cf. 원문은 의도적으로 그녀가 죽은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말하지 않는다. 레위인이 그녀/시체를 토막냈다는 사실은 당시나 지금의 문화에 비춰볼 때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는 모여 베냐민 지파를 전멸할 계획을 한다(20:10-11).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첩이 강간을 당할 때 그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온 이스라엘을 자극한 것인가?

(2) 베냐민 지파가 진멸을 당함(20:1-48)

레위인이 보낸 시체 토막을 본 이스라엘 온 지파의 대표들과 40만 명의 군대가 미스바에 모여 레위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는다. 레위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말을 더한다. 5절의 “기브아 사람들”은 “기브아의 유지들/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더욱 베냐민 지파 전체를 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10-11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 경고를 보내며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베냐민은 도리어 26,000명의 군대를 모아 전쟁을 준비했다(14절). 그 외에 기브아에서 뽑은 용사가 700명이 있었다. 그들은 다 왼손잡이(양손을 잘 쓸 줄 아는 용사)였다. 40만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고, 유다 지파를 앞장세워 베냐민과 싸운다(cf. Block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를 묻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물어본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결과는 베냐민의 완전한 승리였다.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22,000명이 죽는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지”를 묻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지만 또 패하여 18,000명의 용사를 잃는다(25절). 패배를 거듭한 이스라엘은 울며, 금식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28절). 그동안의 패배는 한 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베냐민 지파의 치명적인 멸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스라엘은 세 번째 전쟁을 치른다. 그들은 의기양양해 있는 베냐민 군대를 유인하여 내고 성읍을 정복한다(34절). 그날 전쟁에 죽은 베냐민의 군대는 25,100명이었다(35절). 36-46절은 이스라엘의 매복 전략을 상술한다. 결국, 남은 600명의 군사들은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피신하지만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온 성읍을 파괴한다(48절). 아이러니한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동족을 진멸하는 데는 성공한다는 것이다.

(3) 맹세와 베냐민 지파를 구제하는 방법(21:1-14)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벧엘로 가서 그곳에서 형제 지파의 멸망에 대해 통곡하며 후회했다(2, 6절, cf. 15절). 그들은 베냐민 자손의 씨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문제는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것이다(1절).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오직 그곳의 처녀들(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었다. 참으로 혼돈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 베냐민 지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좋았지만 그 일로 인해 또 다른 동족이 무참히 죽어야 했던 것이다(14절). 이스라엘은 일찍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다 죽이겠다고 맹세했었기 때문에(5절)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애초에 그 맹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세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이는 입다가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로 자신의 딸을 제사로 바치게 된 사건과 비슷하다.

(4) 실로 처녀들이 강간을 당함(21:15-25)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었지만 여전히 처녀들이 모자랐다. 이에 “회중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한 후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령하기를, 실로에 있는 여자들이 “여호와의 축제”에 춤추러 나올 때에 그녀들을 붙잡아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한다(19-21절). 뒷일은 자신들이 봐주겠다고 한다(22절). 결국, 베냐민 지파는 집단 납치와 강간으로 그들의 씨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는 큰 죄악이었다. 한 여인에 대한 집단 강간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은 두 지파의 진멸과 600명(cf. 20:47)의 여성들에 대한 납치와 강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로 결말을 맺는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25절).









룻기

성경 해설


룻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짧은 역사 이야기다. 사사기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의 어둠을 보여 준다면, 룻기는 같은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약적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흉년과 이주, 죽음과 과부의 빈손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양식과 가정, 기업과 생명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 작은 가정의 회복은 마침내 다윗 왕의 계보와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속에 자리 잡는다.




2. 책명

이 책의 이름은 중심인물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왔다. ‘룻’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책은 이방 여인이 나오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결속되고 언약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성문서의 다섯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며 칠칠절에 낭독되었다. 기독교 정경의 배열에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놓여 사사 시대에서 다윗 왕권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룻기 본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마지막 족보가 다윗을 명시하므로 적어도 다윗이 알려진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정확한 연대는 단정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룻기를 포로기 이후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한 논쟁문으로 보지만, 룻은 이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언약의 개종자이므로 에스라·느헤미야의 우상숭배적 통혼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세련된 문학적 구성 역시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증거가 아니며, 룻기는 실제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전하는 역사적 내러티브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사사 시대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란, 사회적 분열이 깊어진 시기였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했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룻과 함께 돌아왔다. 룻기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취약했던 과부와 이방인의 현실, 이삭줍기와 토지 기업, 친족의 책임이라는 율법적 배경 속에서 전개된다. 이 책은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고통받는 자를 돌보며 빈손을 채우고,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다윗의 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룻기는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네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1장은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여호와를 선택하여 함께 돌아오는 룻, 2장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만 그 만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3장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요청하고 보아스가 정당한 절차를 약속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4장은 성문에서의 공식적인 기업 무름, 룻과 보아스의 결혼, 오벳의 출생과 다윗에게 이르는 족보로 마무리된다. 나오미의 ‘빈손’은 한 가정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품은 충만함으로 바뀐다(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6. 핵심 주제와 신학

룻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 곧 언약에 뿌리를 둔 신실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극적인 기적보다 일상의 선택과 만남, 율법에 순종하는 친절과 공동체의 책임을 통해 일하신다. 룻은 자기 유익보다 나오미의 안녕을 구하고,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을 넘어 룻과 나오미를 보호한다. 이들의 헤세드는 먼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룻기는 낭만적 연애담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이야기다.

룻기는 또한 율법의 목적을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 준다. 이삭줍기 규례는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먹이고, 기업 무름은 죽은 자의 이름과 가족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레 19:9-10; 25:25; 신 24:19-22; 25:5-10). 보아스는 법의 빈틈을 이용하지 않고 공적 절차와 공동체의 증언 아래 책임을 다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차가운 제도가 아니라 거룩함과 공의, 긍휼과 책임을 함께 담은 언약 백성의 삶의 질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다(1:16; 2:12).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룻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마지막 족보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오벳과 이새를 거쳐 다윗 왕에게 이어졌음을 밝힌다. 하나님은 왕이 보이지 않던 혼란의 시대에도 자기 나라의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룻기는 보아스의 모든 행동을 곧바로 그리스도의 행동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보아스는 율법 안에서 친족의 책임을 감당한 신실한 기업 무를 자이며,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죽음과 빈곤으로 끊길 위기에 놓인 가정을 회복하고 다윗의 계보를 보존하셨다. 이 구속사적 흐름은 다윗의 더 큰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룻이 포함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래된 섭리와 언약 성취이며,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까지 품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마 1:5; 28:19).




9. 읽는 방법

룻기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선행만 모범으로 추출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평범한 수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일, 공동체의 율법과 관습, 룻과 보아스의 위험을 감수한 헤세드, 여인들의 축복과 마지막 족보가 하나의 섭리적 흐름을 이룬다. 또한 모압 출신이라는 룻의 배경을 이유로 이방인 일반에 대한 민족적 우월성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피한 자가 은혜로 언약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짐을 보여 준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룻기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리딩지저스』 2권 룻기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룻기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함(1:1-5)

룻기의 배경을 설명한다.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의 엘리멜렉(‘내 하나님은 왕이다’)이라는 사람은 흉년으로 인해 그의 아내 나오미(‘즐거움’)와 두 아들(말론과 기룐)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다. 룻기는 엘리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시대의 특징에 대한 신학적 묘사와 함께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통해 그의 선택이 ‘왕 없는 자’와 같은 행동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모압민족은 그 역사에서뿐만 아니라,(창 19:30-38, 민 22~25장) 최근에도 이스라엘을 학대한 경력이 있는 악한 민족이다(삿 3장).

풍요를 찾아 떠났던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만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지만 모압에 거주한지 10년 즈음에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는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다(3절).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결국, 그는 두 아들마저 타국에서 죽는 것을 봐야만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는 곡식의 씨와 인간의 씨가 없는 것을 보여 준다. 본문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녀만이 남겨졌다(5절)는 것을 강조한다. 재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두 며느리와는 다르게 나오미(엘리멜렉 가문)에게는 더 이상 아들(자손)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다.




2. 베들레헴으로 돌아옴(1:6-22)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파카드]는 말을 듣는다. 키워드는 ‘돌아오다’이다(6절). 여기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의 세 번의 대화가 펼쳐진다. 첫 번째 대화에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주시기를!”(8절)하며 축복한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청함으로써 자신이 ‘여호와의 사랑의 언약 파트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윌트키).

두 번째 대화(11-13절)에서는 나오미는 자신에게는 더 이상 며느리들을 위한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돌아갈 것을 말한다. 이에 오르바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좇았다(15절). 윌트키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를 따를 것을 암시했으며 그들을 시험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붙좇았다’는 표현은 결혼의 결속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며(창 2:24) 언약에 대한 헌신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신 10:20, 수 22:5).

세 번째 대화에서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따르기로 굳게 결단함을 보여 준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6절)라는 고백은 룻이 참된 신앙을 선택했음을 부각시켜준다.

이렇게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나오미는 사람들의 관심에 자신을 마라(‘괴로움’)라고 부르라고 하며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한다(21절). 이언 두기드는 나오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녀가 애초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반대로 윌트키는 그녀가 자신이 고통을 자초한 것을 반성한 것이라고 본다.

“‘나오미’는 흠 있는 언약 파트너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며 ‘룻’은 구속받은 이방인의 예표이다. ‘나오미’는 ‘룻’이 하나님이 원래 ‘나오미’와 맺은 언약들에 들어가도록 중보하는 역학을 한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죽음의 땅에서 그녀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1. 룻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남(2:1-17)

본문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유력한 자[기보르 하일], 보아스(‘그는 힘이다’)를 소개한다. 그리고 룻은 ‘우연히’(3절,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된다. ‘마침’ 보아스는 자기 밭의 일꾼들을 둘러보러 왔다가 룻을 발견한다. 보아스의 사환은 ‘모압 소녀’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전해 준다(6-7절).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8절) 목이 마르면 일하는 일꾼들(소년들)의 물을 마시라고 하며(9절) 은혜를 베푼다. 보아스는 룻이 고향을 떠나 신앙을 따라 이스라엘로 온 것을 귀하게 보며 그녀를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카납](=3:9 옷자락)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12절) 결국, 룻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보아스의 옷자락(날개)아래 보호를 받게 된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존중해 준다.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한 것이다(14절).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일부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 그녀로 하여금 줍게 하게 하라고 한다(16절). 이에 룻은 저녁때 즈음 보리 한 에바(약 22리터)를 주워가게 되었다.




2. 룻이 집에 도착함(2:18-23)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주운 보리와 식사 때 남긴 음식을 드렸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안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20절)고 말한다. 헤세드는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신실하고 충실한 행위이자 의무감을 초월하는 행위”이다(이언 두기드).

또한, 그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 ‘기업 무를 자’[고엘]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다(20절). ‘고엘’은 빚을 대신 갚아 주고 가족의 재산을 되돌려 주는 것(레 25:25), 종으로 팔린 친족을 속량해 주는 것(레 25:47-49), 가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는 것(민 35:19-21) 외에도 수혼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다(신 25:5-10).

나오미는 룻에게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고 권하고(22절)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




1. 룻이 결혼을 준비를 함(3:1-5)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마노아흐](cf. 1:9 ‘위로’)을 구하여 주기 원한다. 이 표현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일에 중매하는 일을 염두에 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결혼 중매자로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의미의 과감한 계획을 세운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발(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어법, 그러나 WBC는 부정한다.) 밑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3-4절)는 말은 성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지시로 들린다. (그러나 WBC는 저자가 감정의 긴장을 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휘의 모호성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타작하는 자들의 저녁 유흥에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다.




2. 룻이 결혼을 제안함(3:6-15)

밤중에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누구냐고 묻고 룻은 대답한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카납](=1:12 ‘날개’)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9절) 룻의 대답은 보아스에게 ‘기업 무를 자’로서 결혼해주기 원함을 분명하게 전한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덮는 행위는 결혼 약속을 상징한다(cf. 겔 16:8).

보아스는 나오미의 지나친 계획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며 그의 인애[헤세드]를 칭찬한다(10절). 룻은 죽은 남편과 그 (엘리멜렉) 가문에게 충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보아스를 택한 것을 귀하게 보고 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자’[에세트 하일](cf. 잠 31:10)로 인정하며, 당장 확답을 하지 않지만 롯을 충분히 안심시킨다(11절).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의향을 묻겠다고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맹세한다(13절). 그리고 그 맹세의 표시로 보리 여섯 되(26-43kg)를 룻에게 준다.




3. 집에 도착함(3:16-18)

집에 도착한 룻에게 나오미는 “네가 누구냐?”라고 하며 그녀의 내적 신분에 관해 묻는다(16절). 룻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맹세의 표시인 보리도 보여 준다. “룻의 이러한 반응은 그녀가 자신이 새로운 신분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보여 준다(윌트키).” 이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의 말대로 일을 추진할 것을 확신한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 보아스가 법적 회합을 소집함(4:1-2)

‘성문’은 법적 및 상업적 거래의 장소로 고대의 성읍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고엘]을 부른다.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아무개씨’[페로니 알모니]라고 기록한다. 보아스는 이어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 법적 정족수를 채우고 법적 판결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보아스와 ‘아무개’와의 두 번의 대화(4:3-6)

율법에 따르면, 가족의 기업을 팔려고 내놓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를 책임을 갖게 되고 그 가문을 위하여 다시 사야 한다(레 25:23-28). 여기서 키워드는 ‘기업 무르기’이다. 이 말은 4절에서 5번, 6절에서 4번 나타나면 고엘(‘기업 무를 자’)이라는 단어는 3, 6, 7절에 각 한 번씩 나타난다.

두 번째 대화에서 보아스는 그 기업 무를 자에게 그가 죽은 자의 자식을 낳아 줄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5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모압 여인 룻도 얻어야 하리라(윌트키).” 보아스는 지금 ‘죽은 자의 이름을 유지하도록’ 수혼을 이행하지 않고 기업만 무를 수는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 기업 무를 자는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이유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며 보아스에게 이 책임을 넘긴다.




3.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재산과 룻을 얻음(4:7-12)

그 기업 무를 자는 자신의 포기를 확증하기 위해 신을 벗는다. 이에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서 사고 룻을 ‘사서’(10절)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에 대해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증인으로 세운다. 보아스의 결혼의 의미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었다(10절). 그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신 희생적 사랑을 잘 예표해 준다.

이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보아스의 말을 확증하며 그와 룻을 축복한다. 룻에 대하여는 ‘라헬과 레아’와같이 많은 자녀를 가진 어미가 되기를 축복하며, 보아스에 대해서는 유력한 자와 유명한 자가 되고(11절) 룻을 통해 상속자를 얻고 그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12절).

룻을 이방여인인 다말(창 38장)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위트키는 딸을 통해 모압을 낳은 롯과 유다, 엘리멜렉의 공통점을 비교한다. 세 사람은 모두 택함 받은 자에게서 분리되며(창 13:11, 38:1) 세 사람의 여자 후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주도적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계획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룻은 다른 여자들과 대조적으로 더 고상하며 합법적으로 후손을 이어간다.






V. 룻이 오벳을 낳음(4:13-17)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그들의 자식을 나오미에게 선물로 바치는 데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윌트키, Prinsloo 인용).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채우심”임을 강조한다(1장 21절의 “빈손”과 대조).

14절부터 17절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다. 아이는 (문자적으로)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17절). 나오미는 이 아이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된다(16절). 이는 나오미가 이 아이의 법적 어머니라는 것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않으심을 찬양하는데(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룻과 보아스를 통해 그 이름을 이어갈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인데 ‘섬기는 자’ ‘봉양자’(15절)라는 뜻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VI. 에필로그(4:18-22)

룻기의 마지막은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할 때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12절)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보여 준다. 이 족보에는 1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창세기 5장(3-32절)과11장(10-26절)의 족보에서 10명의 이름이 언급된 것과 평행을 이룬다. 창세기 5장에서 7번째 인물인 에녹과 같이 보아스는 이 족보에서 7번째 자리에 놓이는 영예를 누린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고(4:5) 엘리멜렉의 가문에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결국, 역사는 그와 그의 가문을 다윗 왕의 가문으로 기억한다.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축복(4:11)이 성취된 것이다.







사무엘서

성경 해설


사무엘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책이며, 사사 시대 말기에서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고 다윗 왕권이 확립되기까지를 다룬다. 사무엘상은 엘리 집안과 사사 시대의 쇠퇴, 사무엘의 소명, 언약궤 사건, 사울의 즉위와 몰락, 다윗의 기름부음과 도피 생활을 중심으로 왕정의 시작을 보여 준다. 이 책은 왕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인간 왕이 참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하며 외모와 권력보다 믿음과 순종이 중요함을 가르친다.




2. 책명

책명은 왕정 전환기에 선지자·제사장·사사로 섬기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에게서 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상권 중간에 죽고 이후의 많은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제목이 그가 책 전체를 기록했다거나 유일한 중심인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으며, 헬라어 전통에서 긴 두루마리를 나누며 오늘날의 상·하 구분이 생겼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최종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책에 기록했고, 역대기는 사무엘·나단·갓의 기록을 언급하므로 동시대의 예언자적 자료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삼상 10:25; 대상 29:29). 그러나 사무엘의 죽음 이후 사건과 ‘유다 왕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므로 최종 형태는 왕국 분열 이후에 정리되었을 것이다(삼상 27:6). 정확한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자료와 후대 편집의 가능성은 사건을 전설이나 창작으로 만들지 않으며, 실제 왕정의 시작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한 역사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사사 시대 말기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력의 부패, 블레셋의 군사적 압박, 지파들의 불안정 속에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고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으며, 백성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조종하는 부적처럼 사용했다. 이후 백성은 다른 민족처럼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은 그 요구가 자신을 왕으로 거절한 죄임을 밝히면서도 사울을 세우고, 그의 불순종 뒤에 다윗을 선택하셨다. 책은 후대 독자에게 왕권의 정당성이 백성의 욕망이나 혈통·외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7장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엘리 집안의 심판, 사무엘의 소명, 언약궤의 빼앗김과 귀환, 미스바의 회개와 구원을 다룬다. 8–15장은 백성의 왕 요구, 사울의 선택과 즉위, 왕정 갱신, 블레셋과 아말렉 전쟁에서 드러난 사울의 불순종과 폐위를 기록한다. 16–20장은 다윗의 기름부음, 골리앗 승리, 사울의 질투,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상승을 나란히 보여 준다. 21–30장은 도피하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거절하고 광야와 블레셋 땅에서 보호받는 과정을, 31장은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한 왕조의 비극적 종말을 기록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사무엘상은 높이시는 분과 낮추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 한나의 노래는 교만한 강자를 꺾고 가난한 자를 높이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고 기름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한다(2:1-10). 이 노래는 엘리 집안과 사울의 몰락, 사무엘과 다윗의 높아짐을 해석하는 문을 연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며, 권력 밖에 있던 다윗을 선택하신다(16:7).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15:22). 사울은 종교적 행위와 백성의 압력을 핑계로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회개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다. 다윗도 흠 없는 인물은 아니지만 사울을 죽여 왕권을 스스로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언약궤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인간의 종교적 기술이나 국가적 상징으로 조종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여호와는 자기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며, 지도자와 백성 모두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신명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왕이 율법 아래서 형제들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무엘상은 왕 요구의 죄악된 동기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정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 준다. 사울은 백성의 눈에 인상적인 왕이었지만 말씀을 버려 왕권을 잃었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찾으셨다(13:14). 다윗의 기름부음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인간의 선거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세워짐을 보여 주며,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준비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한나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자기 왕을 세우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미래를 바라보며, 마리아의 찬송에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예고한다(삼상 2:10; 눅 1:46-55).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한 골리앗과 맞서 백성을 대표하여 승리했을 때, 승리를 얻은 백성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구원의 열매를 함께 누렸다. 이 사건을 모든 개인적 장애물을 이기는 공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대표가 원수를 이기고 백성에게 구원을 나누는 복음의 방향을 보여 준다. 그 흐름은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




9. 읽는 방법

사무엘상을 지도자 성공학이나 사울과 다윗의 단순한 성격 비교로 읽지 말아야 한다. 사울을 모든 면에서 악한 사람, 다윗을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영웅으로 평면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왕권을 기다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두 인물의 길을 살펴야 한다. 언약궤를 소유하면 승리한다는 생각, ‘강한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대, 골리앗을 개인적 성공의 장애물로 바꾸는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건도 죽은 자와의 교통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금하신 수단에 의존한 왕의 최종적 배교와 심판을 보여 준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사무엘상·하 서론 및 사무엘상 본문 해설; 로버트 D. 버겐, 『사무엘상·하』; 데이비드 토숨라, 『사무엘상』;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2권 사무엘상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사무엘상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사무엘의 상승과 엘리의 쇠퇴(삼상 1:1-7:17)


1. 사무엘의 탄생(1:1-2:11)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신다. 저자는 1장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수단으로써의 기도를 강조한다.

(1) 한나의 슬픔(1:1-8)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의 족보가 자세히 제시되고 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매년 가족과 함께 실로에 가서 제사(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혈통을 잇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마도 엘가나는 그 이유로 브닌나를 둘째 아내로 맞이했을 것이다.

3절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곳에 사용된다. 이 말은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신 분’ 혹은 ‘하늘의 군대를 소유/통치하시는 분’으로 해석된다.

엘가나는 실로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나누어 주었다(5절, ‘갑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번역하기가 힘든데 칠십인역은 그 구절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에게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고 번역한다.) 그러므로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는 (질투로 인하여)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다(6-7절).

저자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강조한다(5, 6절). 한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하는데 ‘새로운 정치적 제도’를 출범시키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그 원수인 주변 나라들을 보여 준다.

(2) 한나와 엘리(1:9-19)

엘가나의 위로(8절)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회목제의 식사 자리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통곡으로 기도한다(9-10절). 그녀는 기도 가운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다(11절). 칼빈은 한나의 기도를 ‘감사의 서약’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이 책에서 자신의 간절함을 토로하며 매달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용되고 성취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의자’에 앉아 있던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의 움직이는 입을 보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책망한다(12-14절).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12, 15절)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엘리는 평안을 빌어주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한다(17절). 이 말에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18절). 이러한 반전은 한나의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주셨음을 암시한다.

(3)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1:19-28)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고(11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19절) 한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이라고 짓는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 엘가나는 그녀의 소견대로 하도록 허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다(22-23절).

이에 한나는 아이가 젖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실로에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린다(cf. 민 15:8-10). 그 후 한나는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은 고백하고,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다(27-28절).

(4) 한나의 기쁨(2:1-11)

한나의 기도 내용은 사무엘하 끝 부분(22:1-23:7)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함께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을 표현하며 “북엔드” 역할을 한다.

한나는 먼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기쁨을 고백한다(1절).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2-3절).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4-8절). 사람의 생사와 귀천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6-7절).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의 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9-10절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심판하심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지키실 것이며, 자기 왕 즉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높이실 것이다. 반대로 그분은 악인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실 것이며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2. 엘리 집안의 쇠퇴와 사무엘의 상승(2:12-4:1a)

(1)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사무엘의 신실함(2:12-36)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11, 18절)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12절).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임의로 정하는 일 외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지방’까지도(레 3:16, 7:23-25) 강제로 빼앗았다. 저자는 이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한다(17절).

사무엘의 ‘어머니’는 매년 실로에 올라와 직접 만든 옷을 사무엘에게 주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다른 아이를 갖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19-21절).

잘못된 아비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자라간 것”(17절)과 대비되게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21절).

저자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번갈아가며 대조한다. 22절에서 다시 엘리의 아들들의 사악함(성적 타락)을 지적하고 26절에서는 다시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대조하여 평가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도 듣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다(25절).

결국,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27-36절).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공범이 된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평가 받는다(29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맺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파괴하시며(30절)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다(35절). 이 예언은 일차적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인 솔로몬 시대에 사독의 집안이 새로운 제사장 집안으로 세워짐으로써 성취된다(왕상 2:27). 그러나 이 예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히 6:20).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30절)이라고 말씀하신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34절, cf. 4:11-성취).

(2) 사무엘의 선지적 소명(3:1-4:1)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것이나(1절) 엘리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말씀은(2절)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대의 희망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7절). 엘리는 사무엘이 세 번째 자신에게 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깨닫고(8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부르신다(10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모두를 확실히 이룰 것이며(12절)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아들들을 금하지 않은 ‘엘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13절, cf. 2:24-25, 29).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하셨다(14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했던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재확인하시는 것이었다.

이제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된다(15-17절). 사무엘은 엘리에게 숨김없이 자세히 말한다. 엘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18절). 영적 리더십이 전환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하셨고 사무엘이 전한 말씀들이 다 성취되도록 하셨다(19절).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으며 온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았다(20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21절).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해졌다.




3.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4:1b-7:1)

(1) 패배한 이스라엘(4:1-22)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시작된다. 이 전쟁 이야기의 끝에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한 날에 죽는다(11, 18절). 후에 사무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본문의 에벤에셀과 다른 지역이지만)에 기념비를 세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에 대한 저주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였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2절)과 30,000명(10절)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마저 빼앗기게 된다(11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5절).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가 온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7절).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애굽인을 친 “신들”[엘로힘]이라 하며 절망했다(8절).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훗날 시편 기자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시 78:60-62)

전쟁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는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된다(18절). 통치권의 상징인 의자에서 떨어져 죽음은 그의 40년의 통치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엘리가 눈이 어둡고(15절) 나이가 많고 비대했음(18절)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엘리의 며느리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며 절망 속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21-22절)라고 하며 죽었다. 저자는 19절에서 22절을 통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음을 세 번이나 강조한다.

(2) 블레셋을 치는 법궤(5:1-12)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전리품인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다. 그들은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으며 이제는 ‘여호와의 힘’을 다곤 신이 흡수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다음날 반전이 일어난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다(3절).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다음 날에도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었다(4절). 머리와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해 전리품으로 취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스돗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다곤을 미신적으로 섬기며(5절) 자신들의 신으로 모신다(7절). 이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신다(6절). 이에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간다.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크게 독한 종기로 치셨고(9절) 사람들은 다시 궤를 에그론으로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온 성읍 사람들을 사망의 환난으로 치셨다(11절). 그들은 살기 위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한다.

‘다곤의 손’은 잘렸지만 ‘하나님의 손’은 친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블레셋의 지역을 다니시며 전쟁의 승리자로 서신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우상 다곤(3절)과는 분명히 대조된다.

(3) 승리한 법궤의 귀향(6:1-7: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일곱 달이 되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묻는다. 그들은 그 방법을 설명한다. ① 블레셋 다섯 지역과 방백을 따라(17-18절) 금 독종 다섯, 금 쥐 다섯 마리로 속건제를 드리고(4절) ② 독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5절) ③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같이 실어, 송아지를 떼어낸 엄마 소 두마리가 끌고 가게 하라(7-8절).

송아지를 떼어낸 소는 다른 곳으로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소들이 목적지(벧세메스)까지 스스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손’이 내린 것으로 알것이다 하였다(9절). 그리고 그 암소들은 실제로 벧세메스(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까지 곧장 갔다(12절). 이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경고한다(6절). 언약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출애굽 때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출 3:21). “블레셋의 영토에 들어설 때는 포로의 수치감으로 가득 찼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의 영토를 떠날 때는 개선장군의 모습을 띤다.”(송병현)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고 그분의 능력(재앙)도 경험하고 그분이 하셨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정작 그분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믿음은 갖지 않는다.

밀을 베던(5-6월쯤) 벧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그 암소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렸다(13-14절). 그러나 돌아온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친다(19절).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있는 수호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 위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20절)하며 두려워하였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게 한다(21절). 결국, 궤는 기럇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이고 그의 아들(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킨다(7:1). 훗날 다윗은 기럇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간다.




4. 사무엘의 사역(7:2-17)

사무엘의 재등장은 언약궤의 재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 준다. 마치 여호수아가 언약궤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제2의 모세가 되어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사사)의 3중 역할을 감당한다.

이번 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념하는 비를 세우게 된다.

(1) 선행: 언약 백성의 의미(7:2-4)

훗날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는데 이기간은 최소 70~80년이 걸렸다. 2절에 “궤가 기럇여아림으로 옮겨 간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번역할 수 있다. 즉 2절과 3절 사이의 기간이 20년이 흘렀다는 것이다(카일, 델리취).

이제 새로운 사사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남신과 여신인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4절).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에서도 그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었다(수 24:14, 23). 그때도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우상들을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또 우상들을 섬겼으며 비로소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바알(세불)과 아스다롯은 블레셋이 섬기던 신들이었다(31:8-10).

(2) 여호와의 전쟁(7:5-11)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하시는 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3절).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미스바(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에 모여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달라고 한다(8절). 사무엘은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시어 그들로 패하게 하셨다(10절, cf. 2:10).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은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미스바의 집회를 군사적 모임으로 오해했을 것이다.

(3) 축복: 에벤에셀(7:12-17)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기념비(에벤에셀-‘도우심의 돌’)를 세운다(12절).

과거에 이스라엘은 본래 에벤에셀(4:1)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에벤에셀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승리를 선언하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였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13절).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14절).

사무엘은 평생에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다스렸다(15-16절). 또한,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17절).






II. 이스라엘의 첫 왕권(8:1-15:35)


1. 백성들의 왕 요구(8:1-22)

이 단락에서 사무엘과 사울은 깊은 갈등을 빚는다. 이는 구체제(신정통치)와 신체제(왕정통치)의 갈등이기도하다. 저자는 일방적으로 왕정제도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단지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참된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왕’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한다.

(1) 사무엘 같지 않은 아들들(8:1-3)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으나 사무엘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하였다(3절). 사무엘의 뛰어난 경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금하지 못했다. 엘리가 자신의 아들을 금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크게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들어 아는(3:13-14) 사무엘로서는 결코 작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사무엘이 제사장직과 함께 사사의 지위를 아들들에게 물려준 것은 합당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말년에 그도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일까?

(2) 백성의 요구(8:4-9)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로 다른 ‘모든 나라와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한다(5절). 그들은 새로운 사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체제를 원했다. 12장 12절에서는 암몬 족속이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왕을 구했다고 전한다. 결국, 그들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원수로부터 보호해줄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것이다(20절).

이 요청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으며(개인적인 욕심이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너[사무엘]를 버림이 아니요. 나[하나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다(7절, cf. 10:19, 12:12).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응답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후회를 철저하게 드러내신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신다(8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9절). 신명기 17장 14-2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세워질 왕의 제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자신들이 원하는 때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보고 계시다.

(3) 사무엘의 경고(8:10-18)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제도를 가르치며 경고한다. 왕의 집중된 권력은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결국,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17절).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되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이다. 그러나 사람 왕은 온전할 수 없으며 그의 종이 된다는 말 자체는 저주일 것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한”(12:13)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18a절). 이 말씀은 애굽의 노예시대를 생각나게 한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응답해주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신다(18b절).

(4) 백성의 요구(8:19-22)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같이”(20절, cf. 5절)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발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것이다(cf. 7절). 그들이 왕을 구한 실제적인 이유를 말한다. “왕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리라는 것이다(20절, cf. 12:12).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였다(출 14:14, 신 1:30, 3:22, 20:4, 수 23:3, 10).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원하였다.

사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였고(19절) 하나님께 마지못한 허락을 얻어낸다.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분노하므로”(호 13:11)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말”대로(22절) 이루어진 일은 결코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2. 사울의 선택과 기름부음(9:1-10:27)

(1) 사울이 나귀를 찾음(9:1-4)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 사울이 소개된다. 사울은 잘 생기고[토브] 키가 매우 컸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왕의 조건을 지닌 청년이었다.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된 사람은 사울 외에 모두 이방인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에 관한 묘사는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다른 나라들의 왕”과 같은 자임을 암시한다. 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될 다윗은 그 외모가 “왕과 같지” 않은 자로 묘사된다.

사울은 사환들과 함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찾아다녔다. 이는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Bergen이라는 학자는 사울이 몸집이 큰 짐승들도 찾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로 묘사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왕)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2) 사울이 사무엘을 찾음(9:5-14)

이제 사울이 숩 지역까지 와서 암나귀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환의 말을 듣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6절)을 찾아가게 된다. 숩은 기브아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무엘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으며(cf. 9절) 오히려 ‘그 선견자’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7절).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구절을 참된 선지자가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임을 사울이 모르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들은 소녀들의 도움을 받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무엘을 성읍에서 만나다. ‘산당’은 대체로 마을 밖의 넓은 뜰에 세워진 제단이었다. 사무엘은 왜 실로의 장막이 아닌 숩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훗날 산당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장소가 된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을 뜻했다(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만이 종교개혁을 통해 산당을 제거했다고 기록한다).

(3)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심(9:15-21)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사울의 올 것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부음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15-17절).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18절).

사무엘은 사울에게 산당에 올라가 함께 식사 할 것이라 말하고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말해 준다(20절). 사울은 이 말이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인 줄 알고 겸손한 태도로 반응한다.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며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고백한다(21절). 그리고 이는 사실이었다.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왕을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자신이 왕으로서 거절당하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 왕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사울은 그 일을 테스트 받게 될 것이다.

(4) 사무엘이 사울을 특별하게 대함(9:22-27)

사무엘은 식사자리에서 사울에게 미리 준비하게 한 식사 자리와 특별한 음식으로 대접한다(24절).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울을 만날 것을 계시받았기에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사 후에는 사무엘과 사울은 한 성의 집으로 갔으며 그 지붕에서 각별히 대화도 한다(25절). 다음날 떠날 때도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은 앞서 가게 하고 사울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한다(27절).

(5) 사울의 기름부음과 세 가지 징표(10:1-8)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1절). 이는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와같이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거룩한 제도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속국의 왕들이 종주국의 군주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이는 속국 왕들의 권위가 종주국의 군주에게서 온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은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통해 견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일 후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보호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는 이스라엘 신정 통치의 일부일 뿐임을 알리고자 한다.”(송병현, 덤브렐 재인용)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분의 기업(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에 대한 징표들을 말해 준다. 일련의 사건이 예언된 순서로 발생함에 따라 사무엘의 말이 사울에게 확증될 것이다. ① 사울은 오늘 떠나가다가 어느 특정 장소(라헬의 묘)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잃었던 암나귀들을 찾을 것이다(2절). ② 더 가다가 특정 장소(다볼 상수리 나무-삿 4장)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3-4절). ③ 또 특정 장소(‘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5-6절).

사무엘은 이러한 징조가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한다(7절).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보다 길갈로 먼저 내려가고 그곳에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는다(8절). 그러나 사울과 사무엘이 길갈에서 만나는 것은 13장에서이다. 결국, 사무엘의 명령은 훗날 길갈에서 만날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cf. 13:8).

(6) 사울의 징표가 모두 성취됨(10:9-16)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에게 예언되었던 세 가지 징표가 다 이루어진다(9절). 세 번째 예언에 따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을 하였다(10절). 사울의 예언함을 보고 사람들은 낯설어하며 놀란다(11절). 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속담도 생긴다(12절).

14-16절은 사울과 숙부의 대화를 말하는데 사울은 숙부의 (사무엘의 말을 말해달라는) 요청에도 자신이 비밀리에(9:27-10:1) 왕으로 임명된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사울은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떠들어대지 않는다. 도리어 평소처럼 일을 하며(11:5) 공식적인 임명식을 기다린다.

(7)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됨(10:17-27)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로 모으고 왕을 세우기 위한 제비뽑기를 한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지만(7:6)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진멸을 맹세한 곳(삿 20:1-11)이기도 하다. 바로 그곳에서 베냐민 출신의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비뽑기를 하기전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 한 것이 애굽에서부터 모든 재난 가운데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한다(19절). 이러한 입장은 처음부터(8:7) 변함이 없었다. 나중에 왕의 취임식을 할 때도 이러한 요구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확실하게 증거한다(12:6-18).

제비뽑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결국, 마드리의 가족중 사울이 뽑혔다(21절). 그러나 사울은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숨어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22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하며 사울을 백성의 왕으로 임명한다(23절). 백성은 “왕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불량배들)도 있었다(27절).




3. 사울의 첫 번째 승리(11:1-15)

사울이 왕으로 임명된 후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한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끎으로써 사울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에 인정을 받게 된다. 아마 이것이 사무엘이 말했던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느니라”(10:7)가 의미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1) 문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11:1-4)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강 동편, 얍복강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이곳을 치러 올라왔다. 암몬 족속은 사사 입다의 시대에도 이 땅을 치러 왔던 적이 있다(삿 11:4-33).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 싸울 왕을 요구한 것도 바로 암몬 족속이 치러 올라왔었기 때문이다(12:12).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두려워서 스스로 나하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나하스는 그들을 모욕하며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하겠다’고 한다(2절).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하며 ‘구원할 자’를 찾는다(3절). 이 소식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먼저 전해진다(4절). 기브아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과 과거 결혼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삿 21장).

(2) 개입: 야베스를 구원할 사울(11:5-11)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6절)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명한다(7절). 이에 3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베섹(야베스에서 16km 떨어진 곳)으로 나온다. 이 소식이 전령들에 의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9절)는 말에 기뻐한다. 사울은 전략적으로(나하스를 방심하게 하고-10절, 삼대로 나누고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킨다(11절).

사울의 왕으로서의 전투력을 증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울을 좋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울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낸 일은 사사시대의 암흑을 떠올리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다(삿 19-20장). 저자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해나가시며 모인 군대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7절).

(3) 해결: 사울이 암몬을 침(11:12-1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은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왕 됨을 거절했던 자들을 용서한다(13절, cf. 10:27).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의 왕위 취임식을 거행한다(15절).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곳이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14절). 사울은 겸손하게 왕위를 시작한다. 그러나 훗날 그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 이 길갈에서 두 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13:7-15, 15:12-33).

이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크게 기뻐했다(15절).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이 왕을 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설교에서 다시금 왕을 구한 잘못에 대해 확증한다.




4. 옛언약과 새 왕(12:1-25)

(1) 사무엘의 회고: 청렴한 리더십(12:1-5)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정치무대에서 내려오려 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옛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 시대가 시작됨을 인정한다. 그는 고별사의 서두에서 백성과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누구의 소유를 빼앗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증한다.

사무엘은 8장(11-18절)에서 왕의 제도를 말할 때 왕은 많은 것을 취하는 자로 표현했다. 이에 반해 그는 자신은 백성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백성들이 느끼게 될 신정제도와 왕정제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 여호와의 공의: 신실하신 언약 이행(12:6-11)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6, 8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원수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들(여룹바알, 베단[바락?], 입다, 사무엘)을 보내어 구원하셨다(11절).

사무엘은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왕정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사사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전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죄를 짓는다.

(3)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12:12-15)

이스라엘이 지은 더 큰 죄는 바로 이것이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침략하려 할 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구한 것이다(12절, cf. 8:20).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분노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13절, cf. 8:18)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왕”(cf. 25절)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청종하고, 거역하지 않으면 를 바란다고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여호와의 손’이 조상들을 치신 것같이 치실 것이라고 경고한다(14-15절). 이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의 고별설교에서 그랬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집착하는 꼰대’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죄를 지적한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뜻)을 전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송병현은 “여기서 그동안 사무엘서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 온 옛 제도(사사를 통한 신정)와 새 제도(왕정)의 합의점이 이루어진다. 옛 제도는 왕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새 제도의 우두머리인 왕은 옛 제도의 권위에 복종한다.”라고 하며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여호와의 경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12:16-18)

이제 사무엘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아뢸 때 밀 베는 때(5-6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뢰와 비를 내리심으로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신다.

(5) 사무엘의 권고: “하나님만 섬기라”(12:19-25)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중재자가 필요하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한다(22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복인가?

그러면서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한다(20-21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몸으로 진실히 섬기라고 재차 명령한다(24절, cf. 신 6:4-5).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cf. 14절)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25절).

어떻게 ‘선택하셨기에 버리지 않으실 것’(22절)이라는 말과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할 것’(25절)이라는 경고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보존할 것이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cf. 고전 5:5). 우리는 여기서 중보자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23절) ‘참된 이스라엘’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의 구속사역과 기도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5. 왕으로서 버림받은 사울: 첫 번째 이야기(13:1-23)

이제 불순종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전한 마지막 경고가 실현되어가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곧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그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1) 군사적 위기(13:1-7)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권위 있는 사본인 마소라 사본의 1절은 부패했다. 그 사본은 “사울이 한 살 때 왕이 되어 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기록한다. 한글개역개정은 임의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2년에”라고 번역하지만 사본학적 근거는 없다. 새번역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고 하면서 NIV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따른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은 사울이 40년간 통치했다고 전한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3천명)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이끄는 천명의 군인이 블레셋 군의 수비대를 선제공격한다(3절). 이로 인하여 블레셋은 싸우기 위해 3만 개의 병거와 6천명의 마병을 이끌고 벧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쳤다(5절).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믹막스 동쪽에 위치한 길갈에 모았다(4절).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절박함을 느끼고 매우 두려워했으며 여기 저기에 숨기도하고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다(6-7절).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으며(cf. 11:6)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

(2) 불순종(13:8-15)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다. 이 ‘7일의 기다림의 약속’은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했던 명령이었다(10:8).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한다. 이는 사울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신정정치와 왕정정치의 균형 사이에서 월권한 것이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다.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변명한다. ① 백성은 흩어지고 ②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③ 블레셋은 치러 올라올 것같아서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11-12절). 사울 왕의 입장도 이해가 되며 동정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13절, 14절).

사울은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가? 10장 8절에서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제사장의 역할은 사무엘의 고유한 권한이었으며 사울의 행위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다(14절, cf. 행 13:22). 사울은 이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 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은 제사장처럼 제물을 바치고도 어떤 벌도 받지 않는다(cf. 삼하 24:25, 왕상 3:15). 사울의 제사가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구체적인 “말씀(명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길갈에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10:8)

(3) 군사적 위기(13:15-23)

이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났고 사울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나마 3,000명이던 군대는 600명으로 줄었다(15절).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뿐만 아니라, 무기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지속된 지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왔다(19-21절).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군은 특공대를 곳곳에 보내 이스라엘 북쪽에서 오는 지원로를 막았다(16-17절).

이 상황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여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14장).




6.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적 공훈들(14:1-52)

(1) 사울과 요나단(14:1-5)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13:15-22). 그에게는 오직 600명의 군인이 있을 뿐이었다(2절). 사무엘이 떠나간 후 사울은 ‘과거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 이가봇(‘영광이 없다’)의 사촌인 아히야를 사무엘을 대신하여 데리고 있었다(3절). 한편,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소년과 함께 아버지 사울이 모르게 매우 험난한 계곡을 지나 블레셋 부대에 침투하려고 한다(1절).

(2)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심(14:6-15)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에 침투하자고 할 때 그의 신앙을 드러낸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6절, cf. 17:47-다윗). 그는 또한, 나름대로 신호를 정하여 하나님의 뜻과 표징을 구한다(10절). 블레셋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증한다(12절). 이는 미신적이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의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6절)는 표현은 의심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허락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고 각오를 하겠다는 참된 믿음의 표현이다.

그는 반나절 동안 20명의 적군을 죽였다(14절). 어찌 보면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들에 있는 진영과 부대,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땅을 크게 진동’시키셨다(15절). 이 진동이 물리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 서로 죽이는 일(20절)을 가리키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다를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지 않았음”(6절)을 증명해주셨다.

(3) 사울의 신앙: 흐려진 판단력(14:16-23)

사울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상황 파악을 통해 요나단이 이러한 일을 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순발력있게 공격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듯 ‘하나님의 궤’를 찾는다(18절). 그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궤’(칠십인역은 “에봇”이라고 기록한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한다.

어쨌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더 소동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제사장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군대를 이끌고 적진에 간다. 이미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서로를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에게 우세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다(23절).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를 얻었고 블레셋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블레셋을 추격하였다(21-22절).

(4) 사울의 신앙: 어리석은 명령(14:24-35)

사울은 이 전쟁 상황에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한다. 블레셋을 추격하며 힘겹게 싸우는 이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울은 어리석게도 무엇이든 먹는 군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게 한다. 그것도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24절)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고 힘들게(24, 28, 31절) 하고 있는 것이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하였고 꿀을 먹었다. 상황을 듣게 된 요나단은 아버지의 판단이 옳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다(29-30절). 29절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에게 평안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사울 왕은 그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cf. 왕상 18:17).

심히 배고팠던 백성들은 명령한 하루가 끝나는 저녁이 되자 가축들에 달려들어 피째 먹었고(32절)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피째 먹지 말라고 하며 돌을 세워 그곳에서만 잡아 먹도록 한다(33-34절). 결국, 가축을 잡은 그 돌은 자연스럽게 제단이 되었다. 저자는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35절)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저자는 사울의 이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지 않다(cf. 신 12:13-14).

(5)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보존함(14:36-46)

사울은 그 날 밤에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사장(아히야)의 제안으로 먼저 하나님께 묻게 된다(아마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찾게 된다. 결국, 요나단이 뽑혔고 사울은 요나단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자기 저주적’ 맹세한다(44절). 그러나 백성이 요나단의 편에 서고 그가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뤘으며,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45절)을 강조하며 그를 구해낸다.

결론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요나단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9:16). 그러나 그 역할을 요나단이 대신하고 있다. 한편, 사울의 말은 땅에 떨어지고(44절) 블레셋을 ‘뒷처리’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마저도 무산된다.

(6) 사울의 업적과 집안(14:47-52)

저자는 사울의 최종적 버림 받는 이야기에 앞서 사울의 업적과 집안 이야기를 하며 중간 평가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사울을 통해 여러 적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또한, 사울에게 훌륭한 아들(요나단)뿐만 아니라, 아브넬과 같은 훌륭한 군사령관도 주신다(50절).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의 중간 평가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 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기게하셨다”(cf. 삼하 8:6, 14)는 표현은 쓰지 않고 그저 그가 블레셋과의 큰 전쟁들로 인해 ‘힘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주둔군 제도)는 점만 기록되었다는 것이다(52절).

여기서 우리 주목하여 봐야 할 점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함으로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9:16)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큰 승리가 사울이 아닌 요나단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것처럼(45절)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다윗에 의해 이루어진다(삼하 8:1, 12)




7. 왕으로서 버림받은 사울: 두 번째 이야기(15:1-35)

13장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제 15장에서는 그는 다시 한번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버림받음이 재확인된다.

(1)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옴(15:1-3)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신다. 사울에게 특정한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가축을 포함하여)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3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였으며(출 17:8-16, 신 25:17-18) 그 후에도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삿 3:13, 6:3-5, 33, 7:12).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출 17:14, 신 25:19) 이제 그 일을 ‘사울을 통하여’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1절).

사무엘의 등장은 약간 낯설다. 사무엘은 13장에서 사울 왕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고 떠났었다. 그동안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 어쨌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울을 찾아왔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이었다.

(2) 여론을 반영한 아말렉 원정(15:4-9)

이전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14:48) 사울은 이번에는 21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아말렉 왕(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으며(8절) 좋은 양과 소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안 좋은 것들만 진멸했다(9절).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이었다.

사울이 겐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6절) 아말렉과 함께 진멸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했어야 했다. 사무엘은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훗날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다시 치뤄야 했으며(삼상 27:8, 30:1, 16-20)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한다(대상 4:43).

(3)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15:10-16)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 사울의 불순종한 사실을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cf. 35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11절)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무엇을 위해 부르짖었을까? 그분 분명 사무엘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12절) 기념비를 세웠다(cf. 출 17:15-16, 모세도 아말렉을 물리친 뒤 기념 제단을 쌓았었다. 자신을 모세와 견주는 것인가?).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다(13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는 하나님의 시험(명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마치 시험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답을 내놓고도 스스로 답을 마췄다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학생과도 같다.

그는 사무엘의 지적(“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에 순간적으로 찔렸는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라고 변명한다(15a절).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과 백성”이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말한다(15b절). 이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과 영적 무감각함을 확인하면서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된다.

(4) 하나님이 반역한 사울을 버리심(15:17-23)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지적한다. 사울이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없애라 하셨는데(18절)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다(19절).

사무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똑같은 변명을 내놓는다. 이에 더하여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강조한다(21절). 사울의 이런 고집스러운 주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드러낸다. 자신은 잘한 것이고 문제는 “백성”에게 있다고 강조한다(21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는 구차한 변명을 그대로 반복한다. 24절에서야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한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 “번제와 희생제물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여호와께 기쁨이겠습니까? 듣는 것(순종)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우상[테라핌]의 죄악과 같기 때문입니다.”(22-23절, 직역성경)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거절하셨다고 선언한다(23절).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 선지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렘 7:21-26, 호 6:6, 암 5:21-24, 미 6:6-8, 사 1:10-17).

(5) 여론이 중요한 사울(15:24-30)

모든 판결이 선포된 후에야 사울은 솔직히 자신이 범죄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하며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음을 말하며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상한 점이 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사무엘의 말”을 어겼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또한,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한다(25절). 이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을 세워달라는 것이다(30절). 이 얼마나 얇퍅하고 사악한 생각인가? 사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판결을 다시 반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 할 때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옷이 찢어졌다. 이에 사무엘은 그 찢어진 옷자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왕에게서 “찢으셔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한다(28절, cf. 28:17 ‘다윗’).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실 것이다(29절).

(6) 사무엘이 사울을 떠남(15:31-35)

결국, 사무엘은 돌이켜 사울의 소원대로 함께 가서 경배드린다.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사울의 소원을 들어줬을까?(cf. 35절)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고집했을까? 그는 자신의 ‘좋은 제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게 하고 그를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찍어 쪼갰다(33절). 사무엘과 사울은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 사무엘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그가 얼마나 사울을 아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때문에 슬퍼하였다.”(35절, 16:1)






III. 다윗의 상승과 사울의 쇠퇴(삼상 16:1-삼하 5:10)


1.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음(16:1-13)

III. 다윗의 상승과 사울의 쇠퇴(16:1-5:10)

이제 이야기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 중심이 옮겨진다.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과 대비되며 부각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추구한” 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1) 주께서 왕을 준비해 두심(16:1-3)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슬퍼하기를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룻과 보아스의 손자)에게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사울의 눈치를 보는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고 하시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맡기심으로 그를 위로하신다.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시기를 바라는 탄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줄기를 직접 보게 하여주신다.

(2) 베들레헴의 분위기(16:4-5)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간다. 베들레헴은 사울 통치의 중심을 이루는 북쪽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이 자주 찾던 지역(라마-벧엘-미스바)과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방문에 어리둥절 했을 것이다.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온 것이 평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제사하러 왔으니 함께 제사에 참여하라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도 제사에 청했다.

(3) 주께서 왕을 세우심(16:6-13)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왕의 후보자인지 아닌지를 타진하는 시간이 왔다.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나는 마음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시며(7절) 그들이 다 택한 자가 아님을 알리신다.

사무엘은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한다. 사울이 왕으로 소개될 때는 특히 그의 큰 키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 비하면 외모적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12절 ‘붉고 아름다운’, cf. 17:42). 다윗은 초대받은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 목동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다(12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13절).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는 예언을 했고 모든 사람이 놀랐었다(10:10-11).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2. 다윗이 사울을 치료함(16:14-23)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킨 반면 사울에게서는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한다. 사울의 신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의 영향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잘타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런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6절).

소년 중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는데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한다(18절). 그 소년은 그 시골마을에 사는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후(13절) 암암리에 그의 소문에 계속 퍼져 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윗과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서 만나게 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 수금을 타서 그 “악한 영”을 떠나가게 했다(23절).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는다(21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3.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17:1-18:5)

(1) 블레셋과 이스라엘(17:1-3)

요나단에게 대패했던 블레셋(14장)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다. 그들이 진을 친 유대 땅 소고는 블레셋 도시 가드에서 동쪽으로 13km, 베들레헴에서는 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이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로 양쪽 산에 진치고 있었다.

(2) 골리앗과 이스라엘(17:4-11)

골리앗이 소개된다. 그는 거인으로 그 키가 285m였으며 그가 입던 갑옷의 무게가 57kg, 창날의 무게만 7kg이었다(4-7절). 이제 그는 ‘싸움을 돋우는 자’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기선제압을 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라고 말하며 서로의 군대의 대표자가 싸움을 벌여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되도록 하자고 한다(9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키가 컸던 사울조차도 크게 두려워한다(11절). 골리앗은 이러한 모욕과 협박을 40일 동안이나 했다(16절).

(3) 다윗의 등장(17:12-30)

이제 다윗이 소개된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이다. 그는 세 형은 장성하여 군대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형들이 있는 전장에 가게 된다(17-20절). 그 상황에 다윗은 골리앗의 그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26절)하며 그 대결 싸움에 나갈 생각을 비춘다. 그러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주제 넘게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하며 그를 책망한다(28절).

26절의 다윗의 발언은 그의 신앙의 확고함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압도적인 외형을 “보고” 주눅이 들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24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서운 장군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일 뿐이었으며(26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4)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17:31-40)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다. 사울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윗은 소년일 뿐이고 이에 비해 골리앗은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라는 것이다(33절).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장담한다(36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나운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한다(37절).

다윗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확고했다.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다윗이 나가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며(37절) 이 일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울은 그의 확신과 신앙에 감동했는지 ‘어린’ 소년을 보내기로 한다. 송병현은 사울이 이 어린 소년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울을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보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고 자신이 본래 사용하던 무기(지팡이와 돌 다섯,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40절, 당시 돌팔매는 전쟁 무기였다-삿 20:16).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승패가 달린 이 싸움은 이렇게 황당하게 시작된다. 최고의 용사와 어린 목동과의 대결! 다윗의 이러한 특심한 용기와 결단은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적용하여 무모한 도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없다.

(5) 다윗과 골리앗(17:41-51)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43절).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친다(45절).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 다윗의 살을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44절)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골리앗을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한다(46절). 이는 그저 말로 하는 기싸움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분노해있으며(45절), 오늘의 승리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이며 그 목적은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6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정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47절) 이러한 선지자적 외침은 블레셋 군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이었다. 이 외침과 함께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져 그의 이마를 정확히 맞힌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막히고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다윗은 재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밟고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벤다. 저자는 이 때 다윗에게 칼이 없었음을 강조함으로써(50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에 있지 않음”(47절)을 확실히 증거한다.

(6) 이스라엘의 승리(17:52-58)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블레셋 군대는 순식간에 도망하며 흩어진다(51절). 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며 그들을 죽였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 든채 사울에게 불려나간다(54, 57절).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58절).

사실 이 본문은 시간 순서가 섞여있다. 54절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훗날의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자신의 수도로 삼은 뒤에 있던 일이라고 본다. 또한, 55-56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있던 일이 확실하다. 사울과 아브넬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의아한데 이미 16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다고 소개했기 때문이다(16:21). 아마도 16장과 17장 전체가 시간 순서가 바뀌어있는 것일 수 있다.

(7) 다윗과 요나단(18:1-5)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친 때 요나단은 다윗을 그의 생명 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1-2절, cf. 20:17). 이것은 어떤 동성애적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18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16, 20, 22절).

사랑하여 언약을 맺은 것을 정치적 종속자로 삼은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띠”(4절)를 다윗에게 줄만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내려 놓은 사람이었다. 도리어 요나단은 자신의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4. 다윗의 왕궁 생활(18:6-20:42)

여기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경쟁하기 시작한다. 그럴수록 사울은 실패하고 몰락해간다.

(1) 다윗의 입성(18:6-30)

사울의 군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이들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7절)라고 노래한다. 이 표현에 사울은 심히 불쾌해하고 화를 냈으며 이 날부터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예언한 말을 떠올렸을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15:28).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다윗을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심보로 다윗에게 창을 두 번이나 던졌다(11절). 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밝힌다(12절). 사울의 반응은 참으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심과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다(14-15절).

사울은 다윗에게 천부장의 직을 주어 왕궁에서 쫓아내는데 이는 ‘만만을 죽인’ 용사에게 작은 직위였다. 그러나 이 일로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하게 되었고(14절), 그 이유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16절).

사울을 다윗을 죽을 계획을 짠다. 사울은 얄팍한 수로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하며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워 전장에서 죽게 하려고 하였다. 그의 악한 계획은 독백으로 세 번이나 반복되어 표현된다(17, 21, 25절). 그러나 정작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일 자체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말한다(18, 23절). 이러한 겸손의 표현은 옛날 사울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고해졌으며 악을 꾀하는 자가 되었다.

19절의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표현은 아마도 다윗은 이미 사울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으며 사울은 그의 딸을 주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약속을 저버린 것 같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추친한다.

사울은 계속해서 신하들을 이용해 말을 전달하게 하면서 다윗의 자신의 올무에 집어넣으려 한다. 다윗은 사울이 원한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의 두 배를 죽이고(27절, cf. 삼하 3:14) 사울의 딸 (다윗을 사랑한)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얻는다. 사울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28절).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됨으로써(29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사실 사무엘서는 어떤 면에서 다윗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책이기도하다. 다윗은 쿠테타를 일으켜 왕권을 뺏은 자가 아니라 처음 사울의 부름으로 사울의 무기든 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사울의 합당한 보상으로서 왕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다윗의 명성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그는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로웠다(혹은 승리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2) 사울의 몰락(19:1-24)

지금까지 다윗을 은밀히 죽이고자 계획했던 사울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들에게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다윗을 좋아한 요나단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고 그를 숨게 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류한다(4절).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설득한다. ① 선한 일을 한 다윗을 죽임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4, 5절) ②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왕은 이를 보고 기뻐하였었습니다(5절). 요나단은 신앙의 관점에서 호소한다.

다행히도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게 다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6절). 이렇게 문제는 일단락되고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설 수 있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은 맹세를 쉽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맹세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사울이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한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으며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다. 이 때 사울은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은 피하고 밤에 도피하였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를 최고의 수하에 두는 것이 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울은 아마도 승리의 축하는 받는 다윗의 모습에 더욱 질투를 느낀 것 같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를 쉽게 깨뜨린다.

사울은 밤에 도피한 다윗을 쫓아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낸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상황의 급박함을 알고 다윗이 도와 도피하도록 해주었다(11-12절). 미갈은 우상으로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전령들을 속이고(13절), 또한, 아버지 사울에게도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한다(17절).

앞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반대하여 다윗을 구해낸 것처럼 이번에는 그의 딸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다윗을 구해난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메랍과 미갈을 이용했던 사람이었다(18:19-21). 그러나 결국, 사울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도피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간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그곳에 보낸다. 그런데 전령들은 사무엘과 함께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된다(20절). 사울이 보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였다(21절).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가로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처럼 강퍅하여 하나님께 계속하여 도전한다.

이제 사울은 직접 라마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으며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서도 옷을 벗고 예언을 하였다(23-24절).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울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신학적으로는 그가 사무엘 앞에서 왕복을 벗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을 했었다. 그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왕으로서 몰락할 때 하는 이 예언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24절).

(3) 다윗의 탈출(20:1-42)

이 단락의 이야기는 시간상 다윗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하기 전에 있던 일이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자신의 원통함을 털어 놓는다(1절). 자신의 절박함(3절)과 결백함(8절)을 말한다. 그래도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윗의 편에 선다(2, 9절).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부탁을 한다. 초하루 왕과의 식사 자리에 자신이 셋째 날 저녁까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왕이 다윗에 대해 묻거든 다윗이 가족의 매년제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요나단에게 허락받고 갔다고 해달라는 것이었다(5-6절). 만약 왕이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왕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알겠다고 한다(7절).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되면 반드시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한다(9, 11절).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 편에 선 진정한 친구였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의 아들인 요나단을 믿을 수 있었다.

요나단은 은밀한 곳에서 다윗에게 맹세하며(13, 17절)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줄 지를 신호로 정한다(19-23절).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한 말에 관해서 비밀로 하고 반드시 지킬 것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다”라고 말함으로 확증한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17절, 18:1). 저자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보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더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요나단은 또한, 다윗에게 자신의 평생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헤세드]을 베풀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집에도 인자함[헤세드]을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고 요구한다(14-15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을 의식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했으며 훗날 이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삼하 9:1, 7).

초하루 식사자리가 되었다. 이틀째 다윗이 자리에 없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고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대로 말한다(28-29절). 사울의 반응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역시 사울은 화를 냈으며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심하게 욕을 한다(30절).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사망의 아들”이라고 말한다(31절).

사울은 자신의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무엘의 예언(13:14, 15:28)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 화가난 사울은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다.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33절) 그 자리에서 떠나고 다윗을 위해 슬퍼한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들로 나간다. 약속한 신호대로 화살을 찾으러 간 소년을 향해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22절)고 말하고 또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고 외친다(37-38절). 그 소년을 보낸 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만나 입 맞추고 같이 울었다(41절). 다시 한번 두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로 헤어진다.

이렇게 다윗의 ‘궁궐 생활’은 막을 내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셨으며 다윗의 편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




5.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주함(21:1-30:31)

이 단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시기로 매우 길게 서술되어 있다. 하나님의 긴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다윗의 경건과 영성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송병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한다.

F 다윗이 광야에 머묾(23:14-28)

G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줌(24장)

H 다윗,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25장)

G ́ 다윗이 십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줌(26장)

C ́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감(28:3-25)

B ́ 다윗의 내부적 위기(29장)

A ́ 귀환하는 왕 다윗(30장)

(1) 도주하는 ‘왕 다윗’(21:1-9)

다윗은 도주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으로 간다. 놉은 실로가 쇠퇴한 후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된 곳으로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4km 떨어져있었다. 아히멜렉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였다(14:3). 다윗은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 혼자 온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2절). 아마도 다윗은 아히멜렉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다윗은 왜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무엘에게 가지 않고 아히멜렉에게 갔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칼’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

진설병을 먹은 일(6절)에 대해서는 저자도 예수님도(막 2:25-28)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정도로 생명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왕이자 제사장’은 메시아 예언에 등장하며(슥 4장) 구속받은 성도를 표현하는 어구이다(벧전 2:9).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9절)은 그의 옛 승리를 생각나게 하며 앞으로도 승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불길한 복선이 보인다. 사울의 신하인 도엑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7절). 머지 않아 놉의 제사장들은 사울에 의해 모두 학살당할 것이다(22:18).

(2) 다윗의 외부적 위기(21:10-15)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간다. 가드는 놈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곳이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일까? 순간적으로나마 블레셋의 힘을 빌려 사울을 대적하려고 생각했을까? 혹은 그저 사울을 피해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남으려 했을까?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의 시기의 말투에(11절)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12절)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돌변하여(13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다윗은 어쩌면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가드 성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름 꾀를 낸다. 미친 척하기-당시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을 터부시하여 해치지 않았다. 이 얼마나 큰 수치이며 다윗 개인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오점인가!

그럼에도, 다윗은 미친 체하다가 쫓겨난 후 당시의 경험을 찬송시로 남긴다(시 34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 34:4, 6, 18) 다윗의 고난은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삶은 의인으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예표한다(시 34:20, 요 19:36).

(3) 다윗이 모압을 찾아감(22:1-5)

다윗은 가드를 떠나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아둘람 굴로 갔다. 그곳에서 다윗은 가족들을 만났고 400여명의 추종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2절). 이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다윗을 위한 군대가 된다. 다윗의 가족들은 더 이상 사울의 통치 지역에서 안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여 보호받게 한다(3-4절). 모압은 다윗의 조모 룻의 조국이기도 하다.

이 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만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한다(5절). 다윗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망명하여 정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시편 57편과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에 살던 시절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사울이 제사장들을 살해함(22:6-23)

사울은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사울은 자신의 출생지이자 수도로 삼은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7-8절). 그때 놉에서 다윗을 지켜 봤던 도엑(cf. 21:7)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일을 고자질하였다(9-10절). 이에 사울은 놉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추궁한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자신을 칠 수 있게 했다고 다그친다(13절).

아히멜렉은 담대하게 다윗을 두둔하며 자신이 반역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한다(14-15절). 사실에 근거한 이 대제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자 이번엔 도엑에게 그것을 명령한다(17-18절). 에돔 사람 도엑은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cf. 15:3)을 칼로 죽였다(18-19절). 사울과 도엑은 제사장 가문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자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아비아달의 도망을 포함하여)은 예전 엘리에게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2:31, 33).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아비아달)이 도망하여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다(20-21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그때 도엑을 그대로 놔둔 것이 잘못이라 생각하며 후회했다(22절, cf. 시 52). 그리고 아비아달을 보호 아래 둔다. 아비아달은 이후로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cf. 23:6).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정치적) 종교적으로 다윗의 ‘정권’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사울의 창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울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보호해야 하는 왕의 의무를 등한시했던 시대에 지속되는 위험과 곤경에도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백성을 돕고 보호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에 대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는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광야 시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씩 하나씩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송병현)

(5 다윗이 그일라에 머묾(23:1-13)

이 이야기는 다윗이 아둘람에 거할 때 있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그일라를 습격하여 곡식을 빼앗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즉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2절).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승리의 확답을 들은 다윗은(4절)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5절).

도망자신세이고 제대로된 군대를 갖추지 못한 다윗이지만 그는 백성의 말보다(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사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다윗에게 도망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왔었고(6절), 아비아달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에게 답을 주었을 것이다(cf. 9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하며(7절, cf.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많은 군사를 모아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려 했다. 이 음모를 눈치챈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오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1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자신의 생각과 사욕에 따라 판단하는 사울을 대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의 사람 600여명과 함께 그알라를 떠나 다른 곳들로 피여 다녔다(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14절).

(5) 다윗이 그일라에 머묾(23:1-13)

이 이야기는 다윗이 아둘람에 거할 때 있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그일라를 습격하여 곡식을 빼앗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즉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2절).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승리의 확답을 들은 다윗은(4절)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5절).

도망자신세이고 제대로된 군대를 갖추지 못한 다윗이지만 그는 백성의 말보다(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사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다윗에게 도망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왔었고(6절), 아비아달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에게 답을 주었을 것이다(cf. 9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하며(7절, cf.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많은 군사를 모아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려 했다. 이 음모를 눈치챈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오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1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자신의 생각과 사욕에 따라 판단하는 사울을 대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의 사람 600여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 다른 곳들로 피해 다녔다(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14절).

(6) 다윗이 광야에 머묾(23:14-29)

또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에게 위로의 선물이 도착한다. 바로 요나단!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 광야(헤브론에서 남쪽으로 8km) 수풀[호레스](지명)에 숨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왔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1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17절, cf. 24:20-사울의 고백). 다시 한번 요나단의 깊은 신앙과 사심없는 우정을 보게 된다. 두 사람은 또 다시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헤어진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때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려서 그를 쫓게 만든다(19-20절). 사울은 지난 번에 그일라에서 놓친 일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피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게 한다(23절). 이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이 역시도 정보가 다윗에게 들어간다(25절). 그러나 사울은 집요하게 추격하며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 다윗은 두려워하며(26절) 급박한 상황을 피해간다. 일촉측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사울과 군대로 하여금 철수하게 만드신다(28절).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음(14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7)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줌(24:1-22)

블레셋 문제를 해결한 사울은 이번엔 3,000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옆 지도 참고)에 있는 다윗을 쫓았다(1-2절). 그러던 중 사울은 어느 동굴에 들어가 대변을 본다.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 동굴 깊은 곳에 있었다(3절).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다윗의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였다(4, 10절).

아마도 다윗은 그들이 말대로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생각(6, 10절)에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벤다. 이렇게 한 후에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내 주”를 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며 사람들을 말렸다(6-7절).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과 지금의 쫓고 쫓기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며 사울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손으로는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이다(12절). 다윗은 멀리 사울의 뒤에서 소리를 외쳐 “내 주 왕이여”라고 하며 이 모든 상황을 전한다(8-14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 심판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고 말한다(15절).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다.

다윗의 말에 사울은 감동을 했고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하고 부르며 소리 높여 울었다(16절).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고(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기셨지만 다윗이 자신을 선대하였음을 인정했다(18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축복하며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인데(cf. 23:17) 그때 자신의 가문을 멸하지 말아 줄 것을 맹세하게 한다(20-21절, cf. 20:15 요나단과 맹세).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 쫓는 자가 쫓기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주기를 구하는 것이다! 다윗은 맹세를 하였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다(22절). 그러나 사울은 “회개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다윗에게 시집보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25:44).

(8) 다윗,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25:1-44)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고 기록한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로가 된다. 마지막 사사가 죽었고, 새로운 왕을 기대하게 된다. 24장 20-22절(사울의 고백과 다윗의 맹세)은 그 새 시대가 누구에 의해 시작될 지를 예견하게 해 준다. 사울 왕의 고백(후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다시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 다윗은 다시 광야 생활을 이어간다(1절).

왕이 될 다윗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며 한 부자(6절)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다윗은 그 부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으며(15-17절) 이제 예의를 갖추어 은혜를 구한다(7-8절, cf. 물론 다윗의 행동이 협박에 가까운 불량배와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다윗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하며 매몰차게 거절 당한다(10절). 그 사람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사람이었으며 갈렙 족속이었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3절). 다윗이 소문을 익히 알법한 그가 교만하게 다윗을 모욕한다(‘덤벼들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다윗의 미래의 왕권을 거부한다는 의미였으며(cf. 17절, ‘불량한 사람’ 10:27)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나발의 거절에 화가난 다윗은 그와 그의 온 집을 치려고(17절) “칼”을 찬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13절) 그에게 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된다. “칼”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가 지금은 자신의 손으로 잔인한 복수를 하려고 하고있다(22절). 사울과의 맹세(영적 승리)로 인해 자신감이 생겨서일까?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훈련 받게 되는 것(26장) 아닌가?

이 사건은 나발의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에 의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마무리된다(31-35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범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막아 주신 것이다(26, 28, 33, 39절). 아비가일은 당장 다윗의 소년들에게 필요했던(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구했던) 음식들을 급히 준비하여(18절) 다윗을 만난다. 그녀는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하며 남편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며(24, 28절)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한다. 그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확신하며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 것을 권했다(30-31절).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긍정적으로 답하고(35절) 물러간다. 다음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있던 일을 말했다. 나발은 순간 “마음이 죽어”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10일 뒤에 죽는다(37-38절, 나발이 심하게 놀란 것을 보면 그가 진짜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직접 보복하신 것이다. 우리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cf. 롬 12:19, 히 10:30). 다윗은 훗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내버려 두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cf. 삼하16:5-14).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나발을 처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39절)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 한다(40-42절). 사별한 여인을 바로 아내로 데려오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과부가 홀로 재산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여인에게 사랑의 호의를 베푼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비가일도 이러한 일을 예측했는지 의미있는 말을 했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31절)

다윗에게는 또 다른 유다 지파(이스르엘) 출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어머니인 여인 아히노암이었다(43절, cf. 27:3-어떤 학자들은 아히노암이 아비가일보다 먼저 아내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다윗의 첫 아내인 미갈은 사울에 의해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된다(44절).

(9) 다윗이 십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줌(26:1-25)

24장에 나타난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사울은 다시 마음이 바뀌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다. 그러나 이 일은 영적 승리로 교만해진 다윗을 다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재시험이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시험-사울을 통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다. 이후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24장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십 광야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사울은 다윗이 십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 또 다시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진을 쳤다(1-3절). 다윗 또한,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어 상황을 파악한 후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직접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 간다(3-6절).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 중 둘째로 다윗의 충신이었다(cf. 삼하 2:18).

사울과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까지 잠들어있었다. 이에 아비새는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해달라고 한다. 아비새는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망설일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하겠다고 한 것이다(8절).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 이유는 전과 같다.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라는 것이다(9, 11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반드시 치실 것이라고 맹세하며 확신했다(9절). 그리고 다윗은 경고의 의미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군대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다(12절).

이제 다윗은 멀리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불러 어떤 일이 있었는 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책망하고(15절,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저주한다(16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브넬은 자신을 “왕”으로 지칭한다. 아브넬은 이미 권력은 잡은 자로 교만해져 있었으며 실제로 사울의 사후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잡는다(cf. 삼하 3장).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전과 같이(24:16) “내 아들 다윗아”하고 부른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함을 사울에게 호소한다(18절). 그러면서 자신을 쫓는 이유가 사울을 충동하는 사람들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19a절). 또한, 그 사람들이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리라”고 말하며 자신을 여호와의 기업(이스라엘 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한다(19b절). 이러한 생각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쫓지 않은 것으로, 사실임이 증명된다. 다윗은 또한, 사울에게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 하지 말라고 말한다(20절).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으며 다시는 다윗을 해치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21절).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사울을 넘기셨지만 자신은 죽이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주시기를 믿고 바란다고 말한다(23-24절). 이에 사울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산다(25절). 이번에는 24장에서와는 다르게 사울은 울지도 않고 다윗에게 자신의 가문을 지켜 줄것에 대해 맹세를 요구하지도 않는다(cf. 24:16, 21). 애굽의 바로처럼 반복되는 “자백”에 그의 마음이 강퍅해진 것일까?

어쨌든,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치지 않는다.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는 더 이상 사울의 말(특히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으니 돌아오라”는 말-21절)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다(27:1).

(10) 다윗이 블레셋에 머묾(27:1-4)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생각으로 아예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블레셋 땅(가드)으로 피하여 들어간다(1-2절). 과연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난 줄 알고 그를 쫓기를 멈춘다(4절, cf. 26:19b).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었을까? 도망자의 삶이 지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일까? 어떤 생각으로 일전에 수치를 당했던(21:10-15) 그곳으로 다시 간 것일까? 그에게 정치적 계략이 있던 것일까?(그런 것 같다.)

다윗은 2,000여 명에 사람들을 이끌고 망명길에 나선 것이다.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 유다와 가장 가까운 도시였다. 송병현은 다윗이 망명을 결정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추정한다. ①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 수많은 식솔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② 승리 후에 찾아 온 영적 공허함 ③ 하나님께 묻지 않음, 본능과 감각에 의존하여 결정함

(11) 다윗이 시글락에 머묾(27:5-7)

다윗의 망명생활은 1년 4개월이었다. 아기스(아마도 블레셋의 왕의 호칭)는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하사한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하사한 것은 영원히 받은 자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시글락은 훗날까지도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된다. 사실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준 땅이었으나(수 15:31, 19:5)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기스”를 통해 다윗에게 하사하신 것이다.

(12)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제거함(27:8-28:2)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블레셋의 적들을 친다고 해놓고 장차 자신이 다스릴 이스라엘(유다)의 적이 될 만한 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주력했다.”(송병현) 다윗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여 남녀를 다 죽였으며 가축과 의복은 전리품으로 가져왔다(8-9절). 다윗이 사람들을 전멸시킨 이유는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친 것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11절).

어쨌든,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고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12절).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유다 지파를 돕는 일을 한 것이며 이 때부터 더욱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cf. 30:27-31).

아기스는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 군대를 모집한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협력하라고 명령한다(28:1). 다윗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졌다. 아기스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일단 다윗은 애매모호한 말로 둘러댄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다윗을 보좌관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한다(2절).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풀리지는 29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13)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감(28:3-25)

저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잠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며 사울의 이야기를 삽입한다(시간상으로는 29장 혹은 30장 이후의 일일 것이다). 사울의 처참한 몰락 이야기는 다음에 나올 다윗의 승리와 크게 대비된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 친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다(5절). 그러나 놉의 제사장들도 다 죽여서 없는 상황에 사무엘도 없었으니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6절).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었다(삼상 6:2). 사울도 이런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cf. 3절, 신 18:11-12, 레 19:31).

사울은 변장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한다(8, 11절). 여인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불러오는 일을 해도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자(10절)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 동시에 여인은 자신에게 요청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12절). 사울은 그녀가 보는 사무엘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가 설명하는 “그” 사람이 “사무엘”임을 확인하고 엎드려 절한다(13-14절). 아마도 그 뒤의 두 사람의 대화도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어찌해야 할 줄 모르고 다급해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고 책망한다(16절).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했던 예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17-18절, cf. 15:28). 그러고는 내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한다(19절).

당연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과 같은 신통방통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악한 영 혹은 환영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여인이 불러온 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해석하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울은 결국, 모든 죄 위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는 죄를 더한다. 역대기는 사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대상 10:13-14)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 졌고 기력이 다하였다(20절). 먹는 것도 거절하던 사울은 신하들과 신접한 여인의 강권으로 겨우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찾아 ‘길보아’로 돌아간다(21-25절). 결국, 사울은 예언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다(31장).

(14) 다윗의 내부적 위기(29:1-11)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의 충신으로 가장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다. 29-30장의 이야기는 시간상으로는 28장의 사울 왕의 이야기에 앞선다. 28장 1절에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기스 뒤에 군대를 이끌로 따라오고 있었다(2절).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은 아기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으며 전쟁에서 자신들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아기스에게 강력하게 반발하며 그를 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4절). 결국, 아기스는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6절) 다윗은 못이긴 척하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에 시글락으로 돌아간다. 아기스와 나머지 군대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르엘로 올라갔다(11절).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싸우려고 생각하고 따라 나왔을까? 아니면 방백들의 말처럼 그곳에서 돌변하여 블레셋을 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의 충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스라엘은 “내 주 왕의 원수”(8절)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속였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블레셋에 더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이것에 대해 부연설명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도리어 아기스가 순진할 정도로 다윗을 자신의 충신으로 믿었으며(27:12, 28:2) 정직하고 선한 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한다(3, 6, 9절).

(15) 귀환하는 왕 다윗(30:1-31)

30장은 ‘새로운 왕으로 부상하는 다윗’을 보여줌으로써 28장의 몰락하는 사울 왕과 극적인 대조를 보여 준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어떤 응답도 듣지 못하였고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 반면,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로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삼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불 태워지고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1-3절). 다윗과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었으며 너무 슬픈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순순히 참여하고 했던 일을 추궁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아닌가? 그러나 이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6절).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나님은 그의 편이셨다.

다윗은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 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8절) 그는 믿음으로 그의 군대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한다. 가는 길에 병들어 쓰러진 아말렉 사람의 소년 종을 구해 주고 그 소년을 통해 아말렉 군대가 진친 곳까지 인도받게 된다(11-16절). 저자는 이를 자세히 기록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바(“반드시 따라 잡을 것이다”)를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이다.

다윗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쳐서 대승을 거둔다(17절).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구출했으며 빼앗겼던 물건들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도로 찾았다(19절).

이제 다윗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처음 추격전에서 뒤쳐져 머물게 했던(9절) 200명의 다른 군인들을 만난다. 그런데 어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들에게는 도로 찾은 물건을 주지말라고 하였다(22절). 이에 다윗은 율례와 규례로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분배할 것을 명령한다(24-25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되찾은 물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23절). 다윗의 바른 신앙 고백과 받은 은혜에 대한 바른 적용을 보게 된다.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하여서 전리품들을 평소에 왕래하던 여러 유다 성읍에 보내어 같이 나누었다(26절).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들을 헤브론을 포함한 유다의 열 세 지역에 나눈다(27-31절).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로 “왕”이됨으로써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된다.




6. 사울의 죽음(31:1-삼하 1:27)

(1) 사울 일가의 죽음(31:1-7)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곳은 길보아 산(28:4)이다. 사울은 자신이 처음 세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었다(9:16). 그러나 사울은 도리어 바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죽게 된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예언된대로(28:19) 모두 한 날에 죽는다(6절). 사울은 도망 가던 중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자결하게 된다(3-4절). 사울 왕의 죽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 군대는 성읍들을 놔두고 도망한다(7절).

(2) 사울 일가의 장례식(31:8-13)

사울의 죽음은 처참했으며 죽음 이후도 수치스러웠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 블레셋의 땅 사방에 보냈으며 그의 시체는 벧산 성벽에 못박았다(9-10절). 벧산은 이스르엘 계곡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곳이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화장하여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했다(12-13절).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한 성읍이었다(11장). 이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갖췄다. 이들은 나중에 다윗에 의해 축복을 받는다(삼하 3:4-7).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상은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를 특별히 강조하는 책이다.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살리는 이도 여호와시요. 죽이는 이도 그분이시다. 다윗은 이런 여호와의 주권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던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화의 주권을 기초로 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는 복이 있다.”(송병현)




7.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2:1-5:10)

(1) 이스라엘의 두 왕(2:1-11)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기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는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제도 그는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올라가라 하시고 또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해주셨다(1절). 헤브론은 블레셋 국경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윗과 일행들을 헤브론에 가서 각 성읍에서 살았으며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4절).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한 도시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었고 도피성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다. 다윗은 이전에 전리품들을 헤브론에 보낸 적이 있다(삼상 30:31). 다윗이 이 역사적인 곳에서 왕으로 추대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윗은 그곳에서 7년반을 유다의 왕으로 지낸다(11절). 그 사이 다윗은 억지로 급하게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4절에서 7절은 다윗이 사울의 장례식을 치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다. 또한, 다윗은 “너희 주 사울은 이제 죽었고, 지금 나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7절)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를 것을 부드럽게 제안한다.

한편,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사울의 아들, ‘에스바알’ cf. 대상 8:33)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다(8-9절). 사울 왕 사후 아브넬은 실권자로서(cf. 삼상 26:14) 더욱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갔을 것이다(cf. 3:6). 그러다가 아마도 5년 후에 정통성을 위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10절). 이러한 상황은 다윗에게는 결코 순탄치 않은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나라를 쉽게 건네주시지 않으셨을까?

(2) 다윗과 이스보셋(2:12-4:12)

① 유다와 이스라엘 군의 전쟁, 아사헬의 죽음(2:12-32)

이스라엘에 두 왕이 세워졌으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cf. 3:1). 각 나라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아브넬이 그들의 군대와 함께 기브온에서 만났다(12-13절). 기브온은 당시 여호와의 장막이 있던 곳으로 양측은 종교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싸움을 했을 것이다(송병현). 그곳에서 양측은 아브넬의 제안에 따라 대표 군인들 12명씩을 보내 싸우게 한다(14절). 치열한 격돌이 있었으며 모두가 죽었다. 격분한 군대는 전면전에 돌입했고 그날의 전쟁은 남유다가 이기고 있었다(17절, cf. 30-31절).

남유다의 장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고 있었다(19절). 아브넬은 아사헬을 부르면서 자신을 쫓지말라고 두 번이나 경고했지만 아사헬은 끝까지 따라갔고 결국, 아브넬에 의해 창에 찔려 죽는다(23절). 아브넬은 아사헬의 형 요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사헬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아브넬은 “창 뒤 끝”으로 아사헬을 저지하려 했던 것인데 아사헬은 죽고 말았다.

아사헬의 두 형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추격했지만 결국,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졌고(24절), 아브넬은 휴전을 제안한다(26절). 요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쫓기를 멈추고 돌아간다. 전쟁의 결과는 남유다의 승리였다. 남유다 군인은 아사헬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죽었지만 북이스라엘 군인은 모두 360명이 죽었다(30-3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은 계속되었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갔다(3:1).

② 다윗의 아들들(3:2-5)

3장 2-5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동안 6명의 아내를 통해 낳은 여섯 아들을 소개한다(cf. 5:13-16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이 소개됨). 이는 ‘사울 집’(이스보셋)과는 대조적으로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압살롬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압살롬은 다윗이 정략 결혼한 ‘그술’ 왕의 딸의 아들이었다. 이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결국,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된다(cf. 삼하 15-19장).

③ 아브넬의 배반과 죽음(3:6-30)

이 단락에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약속한다. 아브넬이 마음을 바꾸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추궁한 일이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리스바)과 통간하였느냐”(7절).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6절)은 자신의 충성을 모욕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자기저주의 맹세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한다(10절). 아브넬은 (아마도 이스보셋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요구했었다(9, 18절).

그리고 아브넬은 곧장 실행에 옮긴다. 그는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12절).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게 한다(13절). 이는 분명히 정치적 명분을 위한 것일 것이다. 다윗은 이스보셋에게도 공식 요청을 하여 미갈을 공식적으로 인도받는다. 사울은 미갈을 다른 남자(라이스의 아들 바디엘)에게 주었었는데 이제 다시 그에게서 떼어내 다윗에게 넘긴 것이다(15절).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타락에 대한 복선을 보게 된다. 나중에 다윗은 한 여인을 얻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한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그들의 구하였던 바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통해 모든 주변국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18절). 아브넬은 자신의 매국 행위가 명분을 얻게 되기를 원했기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다윗도 직접 만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일에 자신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다(19-21절). 아브넬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통일왕국을 세우는 일에 기어했을까?(cf. 25절) 그의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온 다윗에게 일사천리로 북이스라엘을 넘기신다.

뒤늦게 전쟁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들은 요압은 못마땅해 했고(24-25절)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데려와 성문 안에서 죽인다(26-27절).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한 것이다(30절). 요압이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엘이 남유다에서도 실권을 잡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cf. 39절). 그리고 저자는 조심스럽게 이 일이 다윗 모르게 일어난 일임을 강조한다(22, 26, 28절).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의도적으로 통일왕국을 꿈꾸며 아브넬을 처단한 것이 아님을 알린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함을 선언하고(28-29절) 또한, 유다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하며 다윗 자신은 아브넬의 장례까지 참여하고 소리 높여 울며 애가를 짓고 금식까지 한다(31-35절). 다윗은 위기의 때 지혜롭게 행동했고 결국, 온 이스라엘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님을 알게 되고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된다(36-37절).

그러나 이제 다윗의 가장 충성된 부하 요압은 다윗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 요압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신하들 앞에서 말한다(38-39절).

④ 이스보셋이 암살당함(4:1-12)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결백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될 이스보셋(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는 결백하다.

4절은 사울의 남아있는, 장애를 지닌 아들 ‘므비보셋’에 대해 삽입처럼 짧게 이야기한다. 이는 이스보셋의 죽음을 이야기 하면서 사울 집안이 완전히 멸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는 요나단의 가문을 지키기로 한 다윗의 언약이 깨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큰 충격에 빠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다(1절). 이제 상황이 다윗쪽으로 기운 것을 확신한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인 두 형제(바아나, 레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한다. 두 사람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이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 가지고 도망간다(7-8절). 그들은 곧장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그 머리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죽이셔서 복수하셨다”고 말하였다(8절). 그들은 이전에 사울의 사망소식을 전하러 왔던 아말렉 청년(1장)과 비슷하다. 당연히 한 자리를 기대하며 왔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의 사망 소식을 가져왔던 청년 이야기를 하며 그와같이 그들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한다(9-11절). 다윗은 그 두 사람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12절).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왕을 예우한다. 결국,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전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cf. 5:1-3).

(3) 이스라엘의 왕 다윗(5:1-10)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한다(1-2절).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과 한 골육이며 다윗에게 통치를 받았었음을 강조하며 이제도 다윗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2절).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자로서 다윗이 처음 기름부음 받을 때의 목동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주권자”(통치자)라는 표현은 ‘왕’이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여 실행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3절). 다윗은 이후로 33년을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린다(4-5절).

온 이스라엘의 왕이된 다윗은 옛적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수 15:63) 예루살렘을 정복하러간다. 예루살렘은 난공분락의 요새였다. 그러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갈 때 거민들은 다윗을 비웃는다(6절). 그러나 다윗은 결국, ‘수로(물 긷는 데)를 통해 올라가서’ 여브스 사람들을 정복한다(8절). 6-10절은 사무엘서 전체 중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그 문맥은 분명하다. 다윗은 가나안 정복이후 400년 만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수도로 삼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갔다(9-10절).






IV. 뿌리내리는 다윗의 왕권(5:11-8:18)


1. 물질적 성공 A(5:11-25)

(1) 다윗 정권이 번영한 신학적 근거(5:11-12)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두로 왕 히람은 사절단들과 함께 다윗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과 일꾼들을 보낸다(11절).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국제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있었다. 다윗은 이 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높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2절).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베푸심과 함께 다윗의 신실함을 부각시킨다.

분명 두로와의 교류는 번영의 상징으로써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방 나라와의 교류가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cf. 왕상 16:31-‘이세벨’)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다윗의 아들들(5:13-16)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 온 후 처첩들을 더 두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다윗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맥락에서 기록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솔로몬을 포함하여 11명의 아들들이 소개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축복의 양면을 보게 된다.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은 나중에 다윗의 일생에 큰 오점과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었다(신 17:17).

(3) 블레셋과의 싸움(5:17-25)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위기감을 느끼고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다(17-18절).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해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접경지대로서 이스라엘의 허리부분이다. 블레셋은 남과 북을 다시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허리를 공격하려 한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다. 마치 군대장관이 왕의 허락을 구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가리이까?”하고 묻는다(19절). 하나님의 명령과 승리의 확신을 받은 다윗은 나가서 싸워 대승을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다는 고백으로써 그 땅 이름을 짓는다(바알브라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으로써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버려진 우상들을 치운다(21절).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묻는 다윗에게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신다(23-24절). 매복하였다가 걸음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24절)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용사시다(출 14:14, 신 1:30, 3:22, 20:4, 수 23:3, 10). 다윗은 그 왕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였다(25절). 이때 이스라엘은 게바와 게셀까지 블레셋을 몰아냄으로 그동안 블레셋이 점령하던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2. 영적 성공(6:1-7:29)

(1) 전통을 상징하는 법궤의 운반(6:1-23)

다윗은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3절, 삼상 7:1)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 자기에게로”(10절) 가져오려고 한다. 물론 그의 신앙심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겠지만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는 강력한 권력에 대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고 웃사의 사건(6-8절) 이후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궤’ 모셔오는 일을 더 온전한 기쁨과 영광으로 감당하게 된다(14-15절).

다윗은 3만명의 군대와 찬양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간다(1, 5절). 이것은 어마어마한 행차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2절, cf. 삼상 4:4)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뭔가 불안감을 조성한다. 또한, 다윗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메고’ 오지 않고(3-4절, cf. 대상 15:13)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삼상 6:7) ‘새 수레’에 싣고 온다.

결국, 오늘 길(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뛰었고 웃사는 레위인조차도 만질 수 없는(민 4:15)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죽는다(6-7절, cf. 삼상 6:7-들여 보다가 죽음). 다윗은 누구도 그 궤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웃사의 행동이 대사를 망쳤다는 생각에 분노하였다(8절,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웃사의 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궤를 옮기는 일은 중단되었다(9절). 대신에 이번에는 메어서 ‘가드’ 사람 오벧에돔(고라 자손-대상 26:1-5)의 집에 가져다 둔다(10절).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도시의 가드가 아니라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 림몬”을 가리킬 것이다(수 21:24-25, cf. 그러나 마틴 셀만은 역대기 주석에서 가드가 블레셋의 가드는 아닐 지라도 ‘가드 사람 오벧에돔’이 블레셋 사람일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동안 있으면서 오베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불안한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이 메게 하고 다윗 성으로 가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둔(12, 17절, cf. 대상 15:1-15). 다윗은 매우 신중했으며 또 온 백성과 함께 기뻐했다.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떼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13-14절). 궤를 안치하고 나서는 제사를 마치고 백성을 축복하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17-19절). 시편 132편도 그 배경으로 쓰여졌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내[여호와]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시 132:8, 15).

여기서 다윗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던 ‘베 에봇’을 입으며(14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18절). 저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다윗이 왕-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실 참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에 어두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바로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며 업신여기는 장면인데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소개된다(16절).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후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마중 나와서 한다는 말이 다윗이 왕으로서 체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모욕에 가까운 말을 한다(20절). 다윗의 축복은 저주로 바뀌어 미갈을 책망한다.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다.”(21절) 이 저주의 말 이후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23절).

이는 단순히 다윗의 개인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울과 다윗의 두 정권이 마지막 대결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갈은 사울의 집안의 대표자로서 있지만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로 선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며(“나를 택하사 주권자로 삼으셨다”-21절) 사울 집안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2) 새 시대를 여는 말씀, 다윗언약(7:1-29)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 심장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하다… 다윗 언약은 온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이요, 소망인 것이다.”(송병현)

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전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이다(1절, cf. 9절, 신 12:10-11). 그래서 카일, 델리치 주석가는 시간 순서상 다윗이 온갖 전쟁(삼하 8:1-14)과 암몬과의 전쟁(10:1-19)을 치른 후의 일이라고 간주한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화려한 궁궐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할 수 있는 휘장(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며(2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는 뜻을 내비친다.

나단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긍정하고 허락하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다(3-4절). 5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11절)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것(16절)이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원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셨다(6-7절). 또한, 다윗에게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씨”가 지을 것이다(12-13절). 이 다윗의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다. 이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추진해 오신 일이며 완성하실 일이다(8-9절). 이는 무조건적이며 ‘상대자’(다윗과 그 후손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행되는 “하사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일맥상통하며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16절). “영원히”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성취된다.(7:16)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감격하여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아뢴다(17-18절).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언약에 대한 간구(7:25-29)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시 반복하면서(25, 27, 28, 29절)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해지고(26절) 복을 받아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며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29절) 간구한다.(7:29)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적 면모를 드러낸다.

첫째, 다윗은 “주 여호와”라는 성호를 다섯 차례나 사용한다. 이 성호는 사무엘서 다른 곳이나 역대기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성호이다. 그러나 이 성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었다(창 15:2, 18).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맥락 안에서 주어졌음을 이해했다. 다윗은 이 언약을 메시아적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Kaiser).

둘째, 나단은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한다(12-13절, 16절). 왕에 대한 예언은 야곱과 발람의 예언에서도 나왔었다(창 49:10, 민 24:17).

셋째,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맥을 같이 하며 그 은혜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의 은혜언약이 언약의 조건적 성향을 무효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12-14절은 분명 솔로몬을 염두에 둔 예언이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다.” (송병현)




3. 물질적 성공 B(8:1-18)

8장은 ‘그 후에’로 시작하지만 이곳에 기록된 사건은 시간상으로 다윗의 언약이 있기 전에 있던 일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다. 5장에서 8장과 같은 ‘전시용 기념비’(display inscription)적 장르의 문서들은 시대적 순서보다는 지리적인 관심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1) 나라들과의 전쟁(8:1-14)

1절부터 14절까지의 전쟁 기록들도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른 전쟁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항복을 받아낸다(1절).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한다. 다윗은 또한, 모압과 소바(하닷에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그리고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위치가 된다(2-14절). 이스라엘이 다메섹 지역을 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다윗을 통해 성취하시는 것이다(아래 부록지도 참고, cf. 창 15:18, 신 1:7, 11:24).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평가한다(6, 14절). 다윗의 승리는 주변국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전리품과 조공품들(금, 은, 놋 등)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린다(7, 11-12절).

8장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먼저는 다윗이 모압을 2/3의 사람을 죽일 만큼 왜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는지 하는 것이다(2절). 얼마전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 가족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삼상 22:3-4). 그리고 그곳은 자신의 조모(롯)의 나라이기도 하다. 다윗의 전쟁용사로서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인가?(cf. 5절)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을 친 것이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신 23:7)는 말에 어긋나는 행위 아닌가? 또 한 가지 의문은 다윗의 선제 공격이다. 다윗이 정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는 나라들이다. 특별이 다윗이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13절)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7:9)를 암시하면서 동시에 다윗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 같다.

(2) 다윗 정부의 관리들(8:15-18)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했다는 것을 말한다. 다윗의 통치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예표한다(cf. 렘 23:5, 시 99:4).

이제 다윗의 왕국은 체계를 갖추었다. 소개된 관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지는 데 군사, 행정, 종교 관료들이다. 군사령관인 요압의 세력은 갈 수록 강해졌을 것이다(cf. 3:39).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용병을 관리하는 지휘관이었다(18절). 행정은 사관(역사 기록관)인 여호사밧과 서기관 스라야가 중심으로 맡는다(16-17절).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아히멜렉이 아니다-20:25)이 되었다.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사울의 제사장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자다(삼상 22:6-23).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도 ‘대신들’이 되었다(18절, cf. 맛소라 사본에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






V. 다윗의 쇠퇴(9:1-24:25)


1. 다윗과 므비보셋(9:1-13)

어떤 학자는 9장과 21장이 시간순서상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 집 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바가 므비보셋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데(3절) 21장에서는 사울의 두 아들과 다섯명의 손자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요나단의 사람’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상 문제될 것은 없다.

어쨌든,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과 손자 7명을 죽게 내어주는 사건(21:7-9)은 한편으로는 사울과 했던 언약(맹세)를 저버린 일이었다(cf. 삼상 24:21-22). 그러나 결국, 요나단을 통해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문에 계속 이어진다(대상 8:33-40).

(1) 다윗과 므비보셋의 만남(9:1-8)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삼상 20:14-15)을 생각하며 그의 집안에 은총[헤세드]을 베풀고자했다(1절). 사울의 집의 종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므립바알-대상 8:34)을 알게 되고 사람을 보내 마길(cf. 17:27-29)의 집에 있는 그를 데려온다(3-5절). 다윗은 두려워하는 므비보셋을 안심시키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며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주며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다(7절). “다리를 저는 자”였던 므비보셋은 생각지 못한 큰 은총에 감사하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대답한다(8절).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행동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본문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헤세드”를 이행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1, 3, 7절).

(2) 회복된 사울 집안의 재산(9:9-13)

다윗은 시바에게 므비보셋에게 회복하여 준 땅을 일구어 보필하라고 명령한다(9-10절). 그리고 므비보셋은 “왕자 중의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11절).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었다. 므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저는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푼 은혜가 컸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다윗 왕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암시해 준다.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에게 했던 언약-“헤세드”를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삼상 20:15)-을 지켰다. 요나단의 가문은 므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대상 8:34-40).




2. 암몬과의 전쟁 A(10:1-19)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 왕과 몇 차례에 걸쳐 전쟁을 했었다(삼상 11:1-11, 12:12, 14:47). 어쩌면 다윗은 나하스의 적인 사울에게 쫓길 당시 그에게 “헤세드”를 받았을 것이다(물론 이런 가정은 10장의 전쟁이 8장 12절에 언급된 암몬과의 전쟁과 같은 전쟁이라고 보는 견해에 근거한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 이후 그 아들(하눈)에게 “헤세드”를 베풀려는 의미로 사절단을 보낸다(2절). (혹은 8장 12절의 암몬 정복 이후의 사건이라면 다윗은 종주국의 사절단을 보내 관계를 재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암몬 왕 하눈은 다윗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 것이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민간 사절단에 극단적인 수치를 끼쳐서 돌려보낸다(3-4절, cf. 레 19:27). 당시 사절단을 보내는 일은 우호국들 사이의 관례였다. 그런데 하눈은 국제 관례를 어긴 것이다. 이제 스스로 두려움에 빠진 하눈은 주변국들로부터 용병들을 고용하여 다윗의 공격을 대비한다(6절, cf. 대상 19:6-7). 그중에는 소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소바는 시리아 남쪽에 위치한 강력한 세력을 지닌 나라였다. 소바 왕 하닷에셀(16절)은 유브라데 강 서쪽지역과 암몬의 일부를 지배했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새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적군과 맞서기 위해 그들도 두 그룹으로 나눈다(8-11절).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나간다(12절). 요압의 이러한 모습은 낯설다 하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군의 상황이 그만큼 불리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13-14절).

패배한 아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하닷에셀(소바의 왕)을 중심으로 모인다(15-16절).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물리쳐 대승을 거둔다(17-18절). 하닷에셀에게 속해 있던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게 된다. 이후 소바는 쇠퇴하여 다시는 그 위력을 떨치지 못하게 된다.




3. 밧세바와의 간음(11:1-12:25)

(1) 밧세바와의 간음-아이가 잉태됨(11:1-5)

다윗이 암몬이 고용한 용병들(아람 사람들)을 격퇴했지만(10:17-18) 암몬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인 ‘전쟁의 계절인 봄’이 왔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면서도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1절). 저자의 이런 표현은 다윗이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cf. 삼상 8:20). 밧세바의 사건의 배경이 암몬과의 전쟁 중인 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이미 도덕적, 영적 헤이함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은 왜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었을까? 전쟁 소식이 걱정되서였을까? 기도하러? 혹은 무료해서? 하필 왜 그때 한 여인이 다윗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어쨌든, 다윗은 “봄으로써”(2절) 욕망이 일어난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그녀는 엘리암(23:34)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3절). 다윗은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당연히 자신의 정욕을 절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한다(4절). 이제부터 다윗의 죄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밧세바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린다(5절).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일부러 다윗을 유혹한 것이었을까? 저자는 밧세바가 아닌 다윗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다.

(2) 우리아의 죽음-죄를 은폐함(11:6-27)

임신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간통사건을 덮을 계획에 착수한다.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자신이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가리려고 한것이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용사였기에(cf. 23:39) 다윗의 호의를 두 번에 걸쳐 거절한다(9, 13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했던 말과 맹세(11절)는 다윗의 양심을 찌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죄를 덮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었다.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고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한다. 우리아를 아예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죄는 이처럼 죄는 멈출 줄 모르며 항상 최악의 상태를 향해 강력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다윗이 여기서 악인의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아는 의인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를 대변한다.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그가 “헷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3, 6, 17, 21, 24절, 12:9, 10) 지금 ‘선택받은’ 다윗이 ‘개종한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인다. 그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낼 뿐 아니라 간음하였고 이제 살인까지 하는 극악한 범법자가 된다. 그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무모한 작전에 투입하여 죽게 만들라고 했다(15절). 그리고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이행하고 이 소식을 전령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한다(16-24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직역: 이 일을 네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마라]”(25절)는 말로 답변한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죽음을 너무 많이 봐서일까? 그는 우리아의 죽음(자신이 살인한 일)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뎌진 것이다.

다윗은 남편의 장례를 마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온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된다(27절). 저자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평가한다. “이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27절, 직역). 다윗은 25절에서 자신의 판단(기준)으로 요압에게 “이 일이 네 눈에 악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내 눈에는 악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3) 죄와 그 결과를 가지고 죄인을 대면함(12:1-12)

스스로 모든 것을 은폐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7:2)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신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사건을 판단해달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꺼낸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그는 자신을 찾아 온 손님을 위해 한 가난한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어린 암양을 ‘빼앗아’(=11:4)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다(1-4절). 다윗은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길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빼앗은 양을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5-6절). 아이러니하게도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는 다윗의 말대로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네 명(밧세바에게서 난 첫째, 암논, 압살롬, 아도니냐)이 죽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의 말은 다윗에게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나단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 즉…”(7-10a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 다윗은 최소한 십계명의 명시된 세 개(살인, 간음, 탐심)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cf. 삼상 15:26).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형벌을 판결하신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며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다윗의 이웃들에게 주어 대낮에 동침하게 할 것이다(10a-11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밀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온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행하실 것이다(12절, cf. 16:21-22).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준다(cf. 눅 12:2-3).

(4) 죄에 대한 판결과 결과(12:13-15)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행동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냉정하게(정의롭게) 심판하셨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다.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그러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난다. ① 사울은 참회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다. 그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13절, cf. 시 51:4). ② 하나님께서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용서하신다. 나단은 다윗에게 사죄를 선언한다(13절). 그러나 다윗의 죄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리를 얻게”(14절, cf. 출 32:25 ‘원수에게 조롱거리’) 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대가로 다윗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된다(14절). 왜 다윗이 아닌 다른 생명이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출 34:7)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했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때 이를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써 받아들였다(cf. 20절).

(5) 아이의 죽음-죄의 열매가 회수됨(12:15-23)

“우리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심히 앓았다(15b절). 저자는 의도적으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다(cf. 11:26).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며(cf. 22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했다(16절). 그렇게 7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죽었다. 왕이 더욱 상심할 것을 두려워한 신하들이 왕에게 아이의 죽음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다윗은 눈치로 알아채고 아이의 죽음을 묻는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20절).

신하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생각에 정반대였다. 신하들은 어찌된 일인지 다윗에게 물었다.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십사 하고 매달린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확인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22-23절). 다윗은 자신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14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cf. 15:26). 이제 남은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하는 것이다.

(6) 밧세바가 임신함-솔로몬의 탄생(12:24-25)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다. 밧세바는 이제 처음으로 ‘다윗의 아내’라고 불린다.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평안’)이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신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이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7:12-15)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었다.




4. 암몬과의 전쟁 B(12:26-31)

밧세바 사건은 10장에서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요압을 지휘관으로 보냈었다(11:1). 이 전쟁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여기서 막을 내린다.

요압은 암몬의 수도성인 랍바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다윗 왕이 오셔서 마지막 정복의 영광을 가지라고 한다(27-28절). 요압은 여기서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다윗은 요압을 말을 듣고 군사를 모아 65km 되는 랍바까지 가서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암몬 왕 하눈의 왕관을 취하여 자기의 머리에 쓴다(30절). 그리고 랍바 성뿐 아니라 암몬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사용한다(31절).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수도 랍바를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원래 위치-해야 할 일을 하는 왕의 위치-로 돌아온 것이다.”(송병현)




5. 두 아들의 반역(13:1-18:33)

이번 단락은 그 전체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암논의 강간 사건을 시작으로 압살롬이 등장하게 되며 그는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아내들을 취하게 될 그 “이웃”(12:11)이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던 것이다.

(1) 암논이 다말을 강간함(13:1-22)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다윗의 맏아들 암논(3:2)이 자신의 이복 남매인 다말을 짝사랑하였다. 암논은 상사병에 걸렸다(2절). 그런데 그는 간교한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의 말을 듣고 악한 계획을 하게 된다. 암논은 병든 체하다가 다윗이 병문왔을 때 ‘다말이 와서 자신이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녀의 손으로 주어 자신에게 먹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다윗의 명령으로 암논의 집에 간 다말은 그를 위해 과자를 만들고 그 앞에 놓는다(7-9a절). 그러나 암논은 이미 욕정에 불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게 한 뒤 그녀가 먹이려고 가까이 할 때 암논은 그녀를 붙잡고 동침하자고 한다(9b-11절). 다말은 침착하게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암논을 설득하여 말린다(12-13절). 다말은 그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암논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암논에게 줄 것이라고 설득해 본다.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억지로 강간하고 만다(14절).

그런데 강간한 암논의 마음은 사랑에서 미움으로 바뀐다. 다말이 말로써 암논의 죄를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일까? 암논은 사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으로 다말을 미워했다(15절). 그리고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고 한다. 다말은 여전히 암논에게 이성적으로 대답한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억지로 동침한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다(16절). 율법은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다(cf. 출 22:16-17, 신 22:28-29). 그러나 암논은 이번에도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매정하게 쫓아낸다. 다말은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입고 있던 채색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다(19절).

이제 압살롬이 이 상황을 알게 된다. 압살롬은 다말을 위로하며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한다(20절). 압살롬은 이때부터 암논을 죽일 것을 계획한다(cf. 22, 32절). 다윗도 이 모든 일을 들었다. 다윗은 심히 노하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21절). 칠십인역의 한 사해사본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인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다 알고 있는 암논을 책망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다윗의 침묵은 압살롬을 더욱 화나게 했으며 압살롬으로 하여금 깊은 원한을 품게 했다.

(2)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함(13:23-39)

암논의 강간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다. 다윗은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압살롬은 바알하솔(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km)에서 양털을 깎는 것을 자축하기 위해 잔치를 열고 모든 왕자들과 다윗을 초대했다(23-24절). 그러나 다윗은 끝내 초청을 거절하고 암논을 포함한 다른 왕자들은 ‘다윗의 허락 하에’ 그 잔치에 참여했다(27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이용한다. 이는 일찍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위해 다윗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윗은 분별을 잃어버린 노인이 되었는가? 예전 엘리 제사장을 닮아가는가? 그도 자식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피를 보게 되지 않았는가?

압살롬은 미리 종들에게 명령해 놓았고 계획대로 암논을 죽였다(29절). 다른 왕들은 급히 도망하였다. 소문이 곧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고 오보되었다(30절).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딸에 드러눕는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이전에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요나답이다(5절). 요나답은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압살롬이 2년전부터 압살롬을 죽이려고 결심했다고 말한다(32-33절). 그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말대로 다른 아들들이 돌아왔다(36절).

압살롬은 처음부터 다윗을 반역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동생 다말의 원한을 갚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한 것이다(34절). 그는 그술 왕 ‘달매’에게로 도망하여 거기서 3년을 지낸다(38절). 그술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술 왕 ‘달매’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3:3).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압살롬? 암논?)로 인하여 슬퍼하였다(37절). 3년 동안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를 받았으며 이제는 압살롬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39절). 그러나 정작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한 그는 2년 동안이나 그를 보지 않았다(cf. 14:28).

(3)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옴(14:1-33)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함을 안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묘수를 생각한다. 한 지혜로운 여인을 과부로 변장하게 하여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말하게 한 뒤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을 받는 것이었다. 요압이 그 여인의 입에 넣어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남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며 내놓으라고 한다(6-7절). 여인은 다윗 왕에게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왕은 맹세로 그녀의 아들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11절).

다윗의 확답은 받은 여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적용하여 다윗의 잘못 즉 압살롬(“그 내쫓긴 자”)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다. “어찌하여 왕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왕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라는 어조였다(13절). 그리고 그녀는 계속 이어서 이미 죽은 자(암논)는 쏟아진 물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며 살아있는 자(“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 말한다(14절). 그러면서 그녀는 다윗을 칭찬하며 말을 맺는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17절)이라고 하며 말을 맺는다.

여인의 말은 다윗을 높이는 것같으면서도 압살롬에 대해 뭔가 분명한 행동을 해야함을 압박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요압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19절). 여인은 그렇다고 말하면서 다시 다윗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다윗의 인격을 높이 칭찬한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20절).

다윗은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다. 요압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며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21-23절). 그러나 다윗은 요압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일까? 아니면 아직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해서일까? 다윗의 마음이 지난 3년 동안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1절, 13:38-39)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도 않는다(24, 28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압살롬의 마음도 강퍅해져 갔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하게 되자 요압에게 주선을 부탁해서 아버지를 대면하고자 한다. (저자는 잠시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며 나중에 죽음의 원인이 되는 ‘무거운 머리털’을 언급한다. 그리고 가족사항도 말한다. 25-27절. 아들 셋은 어린 나이에 죽은 것 같다. 18:18) 어렵게 요압을 만난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한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서 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으면서도 만나주지 않는지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싶어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가 있으면 왕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32절).

결국,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32절). 그러나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화해의 키스를 한 것이다. 그것을 알았던 압살롬은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할 계획에 돌입한다(15장). 다윗은 왜 그렇게 5년 만에 만난 아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했을까? 암놈에 대한 집착일까? 압살롬의 악의를 파악해서일까? 아니면, 다윗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었는데 그 표현이 묵뚝뚝하여 압살롬이 오해한 것이 었을까?

① 압살롬의 반역준비와 실행(15:1-12)

5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고 “공식적으로” 용납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 그는 왕자의 위엄으로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른 시간에 성문에 나가서 왕에게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하는 척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6절).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재판제도를 비난하면서 “나는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3-4절)고 말한다. 그가 사람들에게 친절한 듯 입을 맞추지만 그건 다윗처럼(14:23) 마음에 없는 위선이었을 뿐이다. 저자는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면서(14:25) 사울을 생각나게 했듯이 “병거와 말”(1절)을 언급함으로써 사무엘이 경고했던 “문제의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cf. 삼상 8:11).

4년 만에(마소라 사본과 칠십인역은 40년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은 4년을 선호한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부터 4년일 것이다.)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도한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아히도벨을 포함한 200명의 초대된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간다(7-12절).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떨어진 곳으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취임된 곳이기도 하다(삼하 2:1-7). 다윗의 전략가(cf. 16:23)이자 오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이 반란 음모에 함께했던(cf. 31절) 이유는 아마도 엘리암의 아버지로서(23:24, 11:3)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밧세바의 간통사건 이후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일 것이다(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 번 사람들에게 속는다(나단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다말을 범하려는 아들 암논에게 그리고 암놈을 죽이려는 압살롬에게, 그리고 과부로 변장한 여인에게. 그는 쉽게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이번 건은 가장 치명적인 속임이었다.

압살롬은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을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되었다고 외치게 하였다(10절). 반역이 시작되자 그동안 공들여 놓았던 많은 사람, 그리고 압살롬의 외모를 보며 그를 차기 왕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청함을 받아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에 이른 200명(11절)의 유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비췄을 것이며 강압에 의해 얼마든지 압살롬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압살롬의 음모는 치밀하였다.

② 다윗의 망명(15:13-16:14)

이 본문은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잇대, 아비아달, 사독, 후새, 시바, 시므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려워하며 모든 신하들을 재촉하여 급하게 도망한다. 그러나 열 명의 후궁들만은 궁에 남겨둔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이것이 예전에 나단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12:10-12)이라는 것을 직감했을까? 어쨌든, 그는 자기 아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cf. 18:5).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다.

신하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온 다윗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따라온 블레셋 가드 출신의 장군(잇대)에게 동포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17-20절).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나그네(이방인)로 다윗을 섬기고 있던 잇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따르겠다고 맹세한다(21절). 그래서 그와 그의 600명의 군대는 다윗을 따른다. 훗날 잇대는 다윗의 세 명의 장군 중 하나가 된다(18:2, 5). 저자는 반역한 아들과 충성하는 이방인 장군을 의도적으로 대조한다.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에 이른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8:17)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와있는 것을 보았다(24절).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자기 편에 선 것을 본 다윗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뻤을까?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다시 갔다 놓을 것을 명령한다(25a절). 이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더 이상 언약궤를 미신적 용도로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내게 행하시게 할 뿐이라”고 고백한다(25b-26절).

다윗은 분명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하나님의 뜻(심판)에 따라 일어났음을 인식했다. 그는 이제 이후의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러한 태도는 16장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 성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다(27-28, 36절). 한편, 이러한 모든 다윗의 지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의 인간적인 전략을 의지한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다윗이 슬픈 모습으로 감람 산 길을 올라 갈 때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반란자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알린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곧장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다(31절). 기도와 함께 다윗은 전략가로서 지혜를 짜낸다. 그는 자신의 친구(37절) 후새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정보들을 빼내게 한다(34절).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36절). 다윗은 진지한 기도와 함께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실천가다.

16장은 시바가 다윗이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던 자로,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준 땅을 관리하도록 한 사람이었다(9:9-12). 그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맞이하였다. 다윗은 그를 의심하였고 그에게 므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므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고(3절) 모함한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람의 말에 속는다. 그리고 므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의 것으로 넘겨준다(4절). 후에 이 일이 시바의 음모라는 것이 밝혀진다(19:26-27).

16장 5절부터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온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여”라고 외치며 저주의 말을 퍼 붇는다. 또한, 왕과 그의 신하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6, 13절). 이에 화가난 장군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시므이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자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느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한다(10-11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기로 한 것이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한다(12절). 후에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왕상 2:8-9).

③ 압살롬과 후새 그리고 아히도벨(16:15-17:23)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이른다. 이 때 다윗의 친구인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와 “왕 만세!”를 외친다(16절). 그는 압살롬의 의심을 잠재우며 자신이 이제부터는 압살롬을 섬길 것이라고 말한다(19절). 그의 ‘스파이’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중간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계략)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야기’가 삽입된다(20-22절). 이는 심판예언의 성취이다(12:11). 다른 나라들이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압살롬의 그와같은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cf. 레 20:11). 어쨌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는데 이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과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권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14절). 이제 이렇게 뛰어난 아히도벨과 후세의 목숨 건 ‘계략’ 싸움이 시작된다.

17장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처단할 계략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1-3절). 처음에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다 그 계략을 좋게 여겼다(4절).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일부러 후새의 계략도 들어본다. 후새는 당장 다윗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끄는 계략을 낸다(8-13절). 두 사람의 계략은 다음과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명령)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새의 계략이 낫다고 말한다(14절). 이 일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다(cf. 15:31). 다행히도 다윗이 피신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후새는 이 일을 급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고 그들의 두 아들(아히마아스과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난다(17절). 가는 길에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쫓기기도 하지만 바후림의 어떤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따돌린다(18-20절).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다윗을 저주하며 쫓아왔던 시므이가 있던 곳이었다(16:5). 사울을 위하는 분위기의 마을에서 다윗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해듣고 무사히 그 자리를 피한다(21-22절, cf. 24절).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거부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23절).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산되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④ 압살롬의 진군과 다윗을 찾아온 지인들(17:24-29)

후새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요압의 조카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우고 뒤늦게 다윗을 쫓아 왔다. 그러나 다윗의 무리들은 이미 마하나임까지 갔다(24-25절). 마하나임은 전통적으로 사울 집안을 지지했던 지역이다(2:8, 삼상 11장, 31:11-13). 그러나 이곳에서도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소비, 마길-9:4, 바르실래)이 먹을 것과 필요한 군물자를 가지고 다윗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왔다(27-29절, 지도참고). 다윗은 훗날 특별히 바르실래의 도움을 기억하고 사례한다(19:31-39, 왕상 2:7).

⑤ 압살롬의 죽음(18:1-33)

다윗은 이제 군사를 정비하여 전쟁을 준비한다. 그는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요압, 아비새, 잇대에게 지휘를 맡긴다(1-2절). 그리고 다윗도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군사들은 다윗의 출전을 말리며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3절). 정말 이들을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충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다윗은 세 장관들을 따라 백성들이 출전할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자신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한다(5절). 어찌 자신의 아들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에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왕의 말을 들은 군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상식 밖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한다. 압살롬 편의 전사자가 2만명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한다(8절). 수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학자는 그곳 지형이 위험해서 발을 헛디디거나 해서 많이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17:14)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려는 듯하다(cf. 수 10:11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도망 중이었을까? 압살롬의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9절). 이는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라는 말씀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cf. 신 21:18-23).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 한 명이 압살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탁의 말(5절)을 기억하고 “왕의 아들”에게 손대기를 두려워했다(12-13절). 이에 요압이 직접 나서서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요압의 무기든 청년 열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죽였다(14절).

이제 전쟁은 끝났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압살롬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지고 큰 돌무더기로 싸였다(17절). 이제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남았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자신이 전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압은 좋은 일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구스 사람)을 보낸다(19-21절). 아히마스는 한사코 자신도 소식을 전하러 가게 해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달려가 다윗에게 먼저 소식을 전한다(23, 28절). 다윗은 아히마스를 통해 승리의 소식은 듣지만 자신의 “젊은 아들” 압살롬에 관해서는 듣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한 전령을 통해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다(28-32절).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하며 크게 울었다(33절, 19:1, 4). 다윗은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열했다. 다윗은 압살롬이 강퍅해지는 것을 막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후회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인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을까? 어쨌든, 지난 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인해 생긴 죄의 결과는 비참함 그 자체였다.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는가?




6. 다윗의 회복(19:1-20:26)

(1) 왕의 귀환(19:1-43)

다윗은 ‘가슴 아픈 승리’를 맞이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한 통곡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다. 그들은 고개들 들고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에 요압이 나서서 다윗에게 말한다. 요압은 왕께서 왕과 왕의 모든 가족들을 살린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였다(5절). 그는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하게 여기셨겠다고 항의하며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한 말을 하시라고 강하게, 협박조로 말한다(6-7절). 이제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서 일어서라는 것이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백성들 앞에 선다.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안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앞다투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올 계획을 한다(9-10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들도 함께 나서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서두르라고 전한다(11-12절). 다윗은 확실히 정치적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에 급급하기보다 그들 모두를 다시 품기 원했다. 통일왕국을 유지해야 한다. 심지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까지도 품는다(13절).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환영하며 길갈에 왔다(14-15절).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시바를 포함하여)과 함께 나와 엎드려 절하는 시므이(cf. 16:5-13)를 만난다. 시므이는 완전히 낮은 자세로 자신의 “패역한 일”과 “범죄”를 고백하며 아첨한다(18-20절). 어찌 이런 사람을 살려둘 수 있겠는가?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이번에도 시무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까지도 품는다(22-23절).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보다도 정치적으로 ‘사울의 지지 세력’까지도 품기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왕다운 모습 아니겠는가?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삽입된다(24-30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을 맞이한다. 시바는 일찍이 다윗에게 므비보셋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반역의 편에 선 것처럼 므비보셋을 모함했었다(cf. 16:3). 그러나 사실 므비보셋은 그의 종인 시바에게 속아서 다윗을 따르지 못했었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애도하는 의미로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있었다(24, 26절). 므비보셋은 이미 왕의 자비를 입었으니 왕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한다. 그는 참으로 욕심도 없고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다(30절). 다윗은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모든 땅을 준터라(16:4) 그 땅을 다시 두 사람이 나누라고 명령한다(29절).

이번엔 바르실래의 이야기다(31-39절). 바르실래는 큰 부자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로글림에서부터 그곳까지 찾아가 다윗을 공궤했었다(cf. 17:27). 다윗은 이를 고마워하며 나이든 바르실래에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다(33절). 그러나 바르실래는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대신 (아마도 자신의 아들인-어떤 헬라어 사본에) 김함을 거두어주시기를 부탁한다(37절). 그리고 다윗은 기꺼이 그의 청을 들어준다.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38절). 이처럼 다윗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cf. 왕상 2:7, 렘 41:17).

왕의 귀환길에 이번에는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 서로 분쟁하며 말다툼을 한다(40-43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파수가 열 배나 많은 데 왜 유다지파가 자기들을 무시하고 왕을 “도둑질하여” 모셔오냐고 따졌다(41, 43a절). 유다지파는 왕이 자신들의 지파사람이라 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42, 43b절). 사실 다윗은 자신의 왕위 회복과 함께 남북이스라엘 모두를 품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가?(cf. 11-14절, 16-23절) 그러나 이 남북간의 “지역감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있던 문제였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분열의 씨앗이기도 하였다. 가깝게는 20장의 세바의 반역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2) 세바의 반역(20:1-22)

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세바의 반역(1-2절), 다윗의 궁궐 정리(3절), 요압의 아마사 정리(4-13절), 반역 제압(14-22절).

저자는 세바를 “불량배”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으며(삼상 2:12), 나발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다(삼상 25: 17, 25). 세바가 분쟁하던 무리들을 향하여 나팔을 부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cf. 왕상 12:16-솔로몬 때도)라고 외칠 때 유다 사람들만 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2절).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반역과 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호위를 받고 예루살렘 궁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과 동침을 하게 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평생 그들과는 관계하지 않는다(3절).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이 압살롬 앞에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 것인가? 자신의 순결함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인가?

다윗이 세바와 그 무리를 쳐단하기 위해 (요압이 아닌)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보냈다(4절). 그러나 세바는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5절). 이에 다윗은 다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부하들을 이끌고 세바를 뒤쫓으라고 명령한다(6절). 이에 아비새와 요압 그리고 부하들이 예루사렘을 떠나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아마사를 만난다. 이 때 요압은 의도적으로 아마사와 입 맞추려하는 척 하다가 칼로 아마사의 배를 갈러서 그 자리에서 죽인다(10절).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은 아마사의 시체를 군인 한 명이 큰 길에서 옮겨 놓은 후에야 그 무리들은 계속 전진해 나갔다(12-13절).

요압은 아마사가 다윗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까?(cf. 5절) 어쨌든, 요압은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적수를 잔인하게 제거한다. 요압은 다윗 왕의 뜻을 거스려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였었다(3:27, 18:14). 이번에도 그는 왕의 허락과 상관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아마사를 죽인다. 요압은 한편으로 충성된 다윗의 종이었지만 여전히 다윗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이제 반란자 세바가 제거되는 이야기다(14-22절). 한편으로는 세바의 죽음은 허무하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세력을 모았다(14절). 그럼에도, 그가 있던 성(아벨)은 포위가 되고(15절) 그는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읍을 지키려는 백성들에 의해 목이 베이게 되며(22절) 그의 반란을 수포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16-19절)로 흥분되어있는 장군 요압을 진정시키고 그와 협상을 한다. 요압은 자신의 민족과 성을 헤치기를 원치않는다고 하였고 세바만 내주면 이 성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21절). 이에 여인은 성읍 백성들을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넘긴다(22절). 여인은 그의 지혜로 동족간의 피흘리는 싸움을 막을 수 있었다.

(3) 다윗의 관료들(20:23-26)

여기서 다윗의 관료들이 한 번 더 소개되는데(cf. 8:15-18)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요압은 다시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도람은 감역관(부역 감독관)이었는데 이는 솔로몬 이전 다윗 때 이미 백성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을 말해 준다(cf. 왕상 5:13, 9:15-22). 이는 왕을 세울 때 경고했던 사무엘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cf. 삼상 8:10-18).




7. 다윗의 마지막 행보(21:1-24:25)

이 단락은 일종의 삽입으로 세바의 반역 사건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 놓은 부록과 같은 것이다. “이 단락은 다윗에 대한 환상을 깨는 동시에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 보여 주는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송병현)

(1) 삼 년 동안의 기근과 죽음, 제물로 해결(21:1-14)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일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던 일로 간주한다. 최소한 9장(므비보셋 이야기) 이전에 있던 일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근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였다(cf. 신 28:47-48).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이유가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다(1절).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정복시기에 살기 위해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언약을 맺은 그 민족이다(2절, cf. 수 9:3-15). 이 언약은 유효했으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 싸우기도 했다(수 10장).

다윗은 기근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아 사람을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를 묻는다(3절). 기브아 사람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자기 민족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 매어 죽이겠다는 것이다(5-6절). 다윗은 이를 허락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제외하고(7절) 사울의 두 아들과 손자 5명을 그들에게 넘긴다(8-9a절).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아 죽인다(9b절).

사울의 첩이자 죽은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가 그 매달려 죽은 시체들을 새와 들짐승들로부터 밤낮으로 지켰다(10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녀를 위해 그 시체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온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사울의 고향 땅에 합장하게 했다(12-14a절).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14b절).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2) 다윗의 용장들(21:15-22)

여기는 블레셋과 싸운 두 개의 전쟁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된다. 시대순으로 볼 것같으면 블레셋은 사무엘 하 5장 이후로는 위협적인 나라로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이야기 역시 다윗의 통치 초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5절의 “피곤하매”를 다윗이 나이가 들어 연약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 시기는 후대일 수 있다.)

15-17절의 이야기에서 아비새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들은 “왕은 다시 전쟁에 나오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그의 생명의 소중함을 말한다(17절, cf. 18:3). 다윗은 많은 충신을 둔 복 받은 사람이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 전쟁에서 골리앗과 같은 네 명의 가드 거인들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였다는 이야기다(18-22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22장이다.

(3) 다윗이 사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부른 노래(22:1-51)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시는 소개된대로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쓰인 것으로 다윗의 정치 초기의 저작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시편 18편과 거의 일치한다. 칼빈은 “이 시를 연구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분의 모형과 그림자를 염두에 둔다면 매우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함께 사무엘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참 구원자는 사람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노래는 사무엘 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갚은 연관성이 있다. 송병현은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A 이스라엘의 반석 여호와(22:2-4)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다-반석, 요새(산성), 구원하시는 분, 피할 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산성), 피난처, 구원자.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를 부를 것이고 여호와 “당신께서” 자신을 폭력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고 고백한다.

B 고뇌(22:5-7)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며(사망의 파도, 파멸의 급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들) 이 환난들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신다고 고백한다.

C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오심(22:8-16)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분의 임재는 자연만물의 두려움으로 표현된다-지진과 연기, 우뢰와 번개, 흑암과 짙은 구름들, 바람. 이런 표현들은 가나안 신화들에서 나타나는 바알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나 저자는 참된 주님(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D 하나님의 구원(22:17-20)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건지셨다. 재난의 날에 그 위엄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지하는 분으로 계셨다. 그분은 다윗을 기뻐하셨기에 그를 구원하셨다(20절).

E 하나님의 신실하심(22:21-30)

하나님께서는 “곤고한(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신다(28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악한 자가 아니었다(27-28절, cf. 왕상 15:5). 그는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며 악한 길에서 떠나 살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있었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24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와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21, 25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 주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30절).

이 구절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의와 완전함을 자랑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cf. 시 32:5). 그가 여기서 하는 표현은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살려고 몸부림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둠을 밝히신다고 고백한다(29절) “의와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은혜(21, 25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

D ́ 하나님의 완벽하심(22:31-37)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정제되다/순수하다). 그분은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와 반석,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다. 그는 자신의 완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자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을 통해 원수와 싸울 힘을 얻는다. 다윗은 “당신께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시며 당신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고 고백한다(36절).

C ́ 왕이신 여호와의 승리(22:38-43)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원수들을 끝까지 추격하며 철저하게 몰살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윗 밑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B ́ 영광스러운 구원(22:44-46)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나라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며 이방인들조차 다윗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크게 하신 것이다(cf. 36절).

A ́ 이스라엘의 반석 여호와(22:47-51)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 또한, 찬양하라고 명령한다. 그분은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높이 세우셨다. 그분은 다윗을 위하여 보복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러므로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마지막 절은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베푸신 인자하심[헤세드]을 고백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부활케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4) 다윗의 마지막 노래(23:1-7)

이 노래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1절)로 다윗 자신의 후손들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는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다(cf. 요나단 탈굼, 4절-요 8:12, 9:5, 7절-마 13:30, 40).

다윗은 자신을 묘사한다-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2-3절). 다윗은 신탁을 받은 선지자로서(cf. 행 2:3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3-4절). 그 복 된자를 아침의 햇살과 비 온 후의 햇빛과도 같다고 묘사한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복받았다고 확신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한다(5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바와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악한 자’(불량배 [벨리알])은 쓸 모 없는 가시나무처럼 모두 하나님께 버림 받을 것이며 당장에 불살라질 것이다(6-7절).

(5) 다윗의 용사들(23:8-39)

처음 소개된 세 용사(요셉밧세벳, 엘르아살, 삼마)는 엄청난 힘으로 많은 적들을 쳐죽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 그저 역사의 기록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한다(10, 12절).

그다음은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 준다(13-17절). 다윗이 베들레헴에 요새를 두고 있던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비추자, 삼십 용사 중 세 사람이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최소 80km)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 그들의 목숨 건 충성에 감동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16-17절). 다윗은 참으로 인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마지막 18-39절 부분은 다윗의 ‘삼십 용사’를 소개한다. (39절에서는 총수 37명이라고 한다. 이는 세 용사와 언급되지 않은 요압을 포함할 것이다. 대상 11:10-47은 조금 다른 용사들의 목록이 나타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다. 이들 중 몇몇이 눈에 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으로 ‘세 용사’를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18-19절). 브나야는 다윗의 시위대 대장으로(20-23절) 후에 솔로몬을 보좌한다(cf. 왕상 1:7-8).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로 일찍 죽었지만(3:22-23) 용사로 기록된다(24절). 또한,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브에롯)도 명단에 나타난다(37절). 명단의 마지막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소개된다(39절). 다윗은 우리아와 같은 충신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죽인 것이었다.

(6) 삼 일 동안의 재앙과 죽음, 제물로 해결(24:1-25)

저자는 다윗의 어두운 과거인 ‘우리아’를 언급한 후(39절)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윗의 범죄와 징벌에 관한 이야기로 채운다.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불완전한 사람을 세우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

1절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고 말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사건의 배경이다. 이 둘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으며 모든 일들을 통해 다윗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을까?(cf. 대상 21:7) 저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다. 당시 인구조사는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들을 세우며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들을 압제(노역과 징병)하는 데 필요했다. 어쩌면 다윗은 군대를 모집하고 정비하여 더 많은 땅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정확한 이유가 어찌됐든 이는 다윗의 변질된 마음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요압은 다윗을 말렸을 것이다(3절). 그러나 다윗은 그를 재촉하였고 요압은 전국을 돌아 거의 10개월만에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 80만명, 유다에 50만명이었다(9절, cf. 대상 21:5 ‘각각 110만명, 47만명’ 역대기는 요압이 인구조사를 끝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말한다-대상 27:24). 꽤 많은 숫자로 오늘날 많은 학자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대’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 숫자는 각각 800개와 500개의 군부대를 가리킬 수 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떤 이유로 자책하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말한다(cf. 대상 21:7).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며 용서를 구한다(10절).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cf. 22:1-5)를 보내셔서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다. ① 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 ② 왕이 원수에게 세 달 동안을 쫓겨 다님 ③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고 하며 세 번째를 선택한다(14절).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질 것을 택한다. 그것은 전염병이 임하는 것이다. 역대상은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한다(cf. 대상 21:12). 다윗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원수’와 다르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14절). 그럼에도, 그 징계로 7만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15절).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말락]’가 예루살렘까지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사”(후회하시사-15:35, 한탄하사-창 6:6, ‘만족하사’-겔 5:13) 그 사자를 멈추게 하신다(16절). 다윗은 백성을 치는 사자를 보고 왕으로서 뒤 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을 치시기를 원한다(17절).

다윗은 갓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간다(18-19절). 아라우나는 다윗 왕의 뜻을 알고 자신의 땅을 내놓으려고 한다(21-23절). 그러나 다윗은 은 50세겔(cf. 대상 21:25, 금 600세겔)의 값을 주고 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24-25a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다(25b절). 다윗은 한 편으로는 죄성을 지닌 연약한 우리 사람을 대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한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과 동일한 곳으로 보며(창22:2),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기도 하다(대하3:1).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물을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던 것처럼 이곳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된다.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며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달린 것이다… 사무엘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강한 주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결국, 이스라엘의 삶은 왕정과 같은 정치 조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은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신학적 메시지이다.” (김지찬, ‘설교를 위한 사무엘서 연구’, pp. 451-453)









열왕기서

성경 해설


열왕기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본래 한 권으로, 다윗의 말년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여호야긴의 석방까지 이스라엘 왕정의 긴 역사를 다룬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즉위와 성전 건축, 왕국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초기 왕들의 역사, 엘리야의 사역에 초점을 둔다. 이 책은 왕조의 정치사를 중립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비추어 왕과 백성을 평가하며 결국 포로가 왜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신학적 역사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에서 열왕기는 ‘왕들’이라는 이름의 한 책이었다. 헬라어 칠십인역은 긴 두루마리를 나누어 사무엘서와 함께 ‘왕국기’ 네 권으로 배열했고, 그 가운데 셋째와 넷째가 오늘날의 열왕기상·하에 해당한다. 상·하의 구분은 내용상 두 개의 독립 저작을 뜻하지 않으며,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상 마지막에 소개된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 간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유대 전통은 예레미야를 저자와 연결하지만 이를 확증할 직접 증거는 없으며, 책은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같은 자료와 선지자 전승을 사용했다고 스스로 밝힌다. 최종 형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된 주전 561년 이후, 포로기 중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료 사용과 신명기의 언어·신학적 관점은 책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실제 역사를 언약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해석했음을 보여 준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열왕기는 통일 왕국의 절정에서 두 왕국의 멸망까지 약 4세기의 역사를 돌아보는 포로기 공동체를 첫 독자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성전과 왕조와 땅을 잃은 백성은 여호와께서 패배하셨는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폐기되었는지 물었을 것이다. 이 책은 멸망이 하나님의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신명기의 언약을 거듭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임을 밝힌다. 동시에 심판 중에도 다윗에게 등불을 남기고 자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열왕기상 1–11장은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 지혜와 부,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많은 이방 아내와 우상숭배로 인한 솔로몬의 몰락을 다룬다. 12–16장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왕국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 예배를 세우며, 남북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과정을 기록한다. 17–22장은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에 맞선 엘리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갈멜산, 호렙, 나봇의 포도원, 미가야의 예언과 아합의 죽음을 전한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한 책은 분열과 우상숭배, 심판의 징조가 깊어지는 장면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열왕기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군사력·영토·건축·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태도다.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예배의 죄에서 떠났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솔로몬은 지혜와 성전 건축으로 영광스럽게 시작했으나 왕이 많은 아내와 말과 은을 쌓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면서 왕국 분열의 씨를 뿌렸다(신 17:14-20; 왕상 11장). 큰 은사와 성취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선지자의 말씀은 왕의 명령과 국제 정세보다 강하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엘리야와 미가야가 전한 말씀은 거절당하거나 지연되는 듯해도 반드시 성취된다. 갈멜산 사건은 여호와와 바알을 절충할 수 없으며 여호와만이 불과 비를 주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낸다(18장). 호렙의 엘리야에게 임한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극적인 표적만으로 일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낙심한 선지자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심판과 남은 자의 계획을 계속 이루심을 보여 준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솔로몬의 왕국과 성전은 다윗에게 약속된 왕조와 안식이 역사 속에서 크게 드러난 때였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언약적 임재의 중심이었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고백한다(8:27).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건물이 아니며, 죄인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집이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참된 예배가 왜곡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에 등불을 남기시며 왕국의 실패 속에서도 약속된 왕의 소망을 보존하신다(11:36; 15:4).




8. 그리스도와 복음

솔로몬을 포함한 열왕기의 왕들을 곧바로 그리스도와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보다, 그들의 영광과 실패가 어떤 더 큰 왕을 요구하는지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크신 지혜의 왕이며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이시다(마 12:42; 눅 1:32-33). 그는 죄 때문에 나뉘고 무너지는 백성과 달리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고, 자기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셨다(요 2:19-22). 열왕기상이 보여 주는 실패한 왕권과 훼손된 예배는 의로운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시는 새 언약의 구원을 기다리게 한다.




9. 읽는 방법

열왕기상을 읽을 때는 솔로몬의 부와 건축을 번영의 공식으로 삼거나 엘리야의 기적을 신앙 영웅의 능력으로만 읽지 말아야 한다. 반복되는 왕의 평가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따라가면서 정치적 성공 뒤에 있는 영적 실패와, 연약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한다.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모순으로 보지 말고, 열왕기는 포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역대기는 포로 이후 공동체의 성전·예배·다윗 언약 소망을 되살리는 데 각각 강조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열왕기상·하 서론 및 열왕기상 본문 해설;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열왕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2권 열왕기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열왕기상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솔로몬의 상승(1:1-2:46)


1. 솔로몬이 왕이 됨(1:1-2:12)

(1) 왕의 쇠퇴(1:1-4)

열왕기 상의 시작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가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40년을 다스렸으니(삼하 5:4) 현재 나이는 70세쯤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다. 학자들은 그가 동맥경화증으로 몸이 차가웠을 것이라고 본다. 그의 시종들이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방에서 찾은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으나(3절) 왕은 그녀의 시중을 받을 뿐 잠자리[야다]는 같이 하지 않았다.

본문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종들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하는 무기력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도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는 죽음을 앞둔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한다. 그의 쇠약해진 건강은 그의 통치 수행 능력의 쇠퇴를 상징한다.

(2) 아도니야가 자신을 왕으로 높임(1:5-8)

아도니야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이다(삼하 3:2-5).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둘째 길르압(다니엘-대상 3:1)은 출생이외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제 아도니야는 출생 순서상 왕이 될 사람이었다. 그는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될것이라고 말하며 왕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렸다(5절, cf. 삼상 8:11, 삼하 15:1). 그러나 다윗은 아도니야의 그런 행동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식을 잘 경책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로 그려진다(암논, 압살롬).

왕이 되려는 아도니야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놉 학살 사건의 생존자)과 모의하였고 브나야(삼하 8:13)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야를 따르지 않았다(7-8절). 아도니야와 솔로몬의 대립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대립이었다(cf. 9절 ‘유다 모든 사람’, 삼하 3:14, 5:14).

(3) 아도니야가 잔치를 베풂(1:9-10)

아도니야는 왕자들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다. ‘즉위식’은 아닐 지라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자리임은 분명하다. 에느로겔은 다윗 성의 남쪽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cf. 삼하 17:17). 아도니야가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도 이미 솔로몬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저자는 아도니야의 “스스로 높여서”(5절)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을 암시해 준다. 아도니야의 외모에 관한 묘사도 그렇지만(6절) 그의 편에는 선지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의 언약을 파기하셨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비아달이 그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

(4) 나단의 솔로몬 등극에 대한 계략(1:11-14)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험해진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찾아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전달한다(12절).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맹세”했었지 않느냐고 하며 왜 아도니야가 지금 왕이 되었냐고 물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단이 뒤이어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성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한 것은 다윗은 시중드는 처녀 아비삭을 곁에 두게 된 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모든 일이 진행되는 ‘허수아비 왕’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었으며(삼하 12:24-25) 또한, 그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 약속된 ‘다윗의 씨’임을 분명히 한다(6:11-12). 그럼에도, 저자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다윗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재촉(계략)에 떠밀려 이루어지는 것처럼 묘사한다.

다윗의 말년의 ‘인구조사’ 사건처럼(삼하 24장) 그의 연약함과 분별력 없음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일까?(cf. 11, 15절)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서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2:5-9)도 이러한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5) 다윗의 궁에서 있던 일(1:15-37)

밧세바는 나단의 말대로 실행에 옮긴다. 그녀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자신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였던 일을 상기시키며 아도니야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해 줄 것을 설득한다(17-21절).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서 어디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맹세”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는 나단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은 “심히 늙어서”(15절) 자신이 맹세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르고 밧세바의 설득에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다(cf. 30절).

어쨌든, 밧세바의 말 이후에 나단도 계획대로 다윗에게 들어가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간다. 그는 다윗에게 “왕께서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아도니야가 현재 왕의 뜻을 거스려 반역하고 있음을 넌지시 알린다(24-27절). 나단의 이러한 간접적인 설득을 보더라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단은 왜 그 일에 대해 아는 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아도니야의 잔치 자리는 예전에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삼하 15:10-12)과는 다르다. 아도니야는 그 시간 이후로 “아도니야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며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나단과 밧세바가 그 잔치 모임을 아도니야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자리인 것처럼 몰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13, 25절).

나단의 말까지 들은 다윗은 아도니야가 반역을 일으킨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어쩌면 예전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신이 밧세바에게 맹세한대로’ 솔로몬을 오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한다(29-30절). 또한,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 샘’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붇고 나팔을 불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한다(33-34절).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35절). 이에 브나야가 ‘아멘’으로 화답한다(36-37절).

(6) 나단과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1:38-40)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 그리고 브나야가 이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cf. 삼하 20:23)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갔다.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성막에서 가져 온 기름을 붇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하고 외쳤다(39절). 모든 백성이 다윗 성으로 함께 올라가면서 피리를 불며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니 땅이 갈라질 듯했다(40절).

(7) 아도니야의 잔치가 중단됨(1:41-49)

에느로겔에 있던 아도니야와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는 뿔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였다. 이 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으며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렀다는 소식을 가져왔다(43-45절). 현재 솔로몬은 궁정에 들어가 왕좌에 앉아 있으며 다윗도 솔로몬에게 예의를 갖추어 몸을 굽히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고 한다(37-38절).

이 소식을 듣자 마다 아도니야와 함께 한 모든 손님들이 놀라서 다 흩어졌다(49절).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반역자로 몰리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스스로 높였던 아도니야는 순식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8) 아도니야가 자신을 낮춤(1:50-53)

아도니야는 자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솔로몬과 그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잔치를 열고 있었다. 아도니야를 고발한 나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도니야와 사람들은 “아도니야 왕 만세!”(25절)를 외치고 있던 중이었다. 이는 명백한 반역죄였다. 그는 살기 위해 재빠르게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았다(50절, cf. 2:28 ‘요압’). 이스라엘뿐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종교에서도 제단의 뿔을 잡는 사람은 신의 보호 아래 오는 것으로 여겨졌다(cf. 출 21:13). 아도니야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솔로몬은 조건적으로 그를 살려줬다.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조금도 해를 입지 않겠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를 죽이리라 한 것이다(52절). 솔로몬은 다윗처럼(삼하 19:23) 무조건적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다. 후에 아도니야는 “악한 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cf. 2:23-25).

(9) 다윗의 죽음(2:1-12)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은 ①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다(2-3a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할 때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3b-4절).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무조건적인 언약’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조건적 표현은 다윗이 임의로 첨가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바였는가? 어쨌든, 이러한 조건성은 앞으로 열왕기 전체에 걸쳐 여러 차례 등장할 것이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② 요압과 바르실래, 시므이에 뒷일을 처리해 달라는 실질적인 부탁이었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을 언급하며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를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한다(5-6절). 바르실래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부탁이었다(7절, cf. 삼하 17:27-29).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자신은 맹세하여 죽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하며 솔로몬이 그를 죽여줄 것을 요구한다(8-9절).

특별히 요압과 시므이를 ‘지혜롭게’ 죽이라는 명령은 우리의 다윗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다 깎아 버리게 만든다. 비록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친 성격의 사람이긴했지만 어쨌든, 그는 한 평생 목숨을 바쳐 다윗을 섬긴 충신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속마음은 늘 그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다(cf. 삼하 3:39). 실질적으로도 요압은 솔로몬 왕에게 위협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는 이미 아도니야와 반역을 꿈꾸지 않았는가? 시무이의 죽이라는 명령은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솔로몬을 위한 정치적 묘수라할 수 있다. 이제 솔로몬은 더 이상 친사울파들을 품을 필요가 없다. 다윗의 왕조를 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그 위대한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2절) 갔고 다윗 성에 장사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심히 견고해졌다(12절).




2.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함(2:13-46)

2장의 후반부는 솔로몬의 아버지의 유언을 성취하는 일과 함께 자신의 왕권을 노렸던 세력들을 축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아도니야 처형(2:13-25)

아도니야는 밧세바를 찾아가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며(15절) 자신의 부탁 한 가지를 솔로몬에게 전해달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도록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17절). 선왕의 아내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는 행위였다(cf. 삼하 16:21-22). 아도니야의 요구는 매우 모독적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밧세바는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아도니야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압살롬처럼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략으로 밧세바에게 접근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그저 “아리따운 처녀인”(1:3-4)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 요구가 자신이 왕권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읽힐 것도 계산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혹은 순진한 사람인 것 같다.

밧세바는 솔로몬을 찾아가 “작은 일”(20절)을 부탁한다고 하며 솔로몬에게 아도니야의 요구를 그대로 전한다. 솔로몬은 몹시 화를 내며 아도니야를 죽일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22-24절). 밧세바는 어떤 의도로 그 요구를 솔로몬에게 전했을까? 밧세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녀도 아도니야처럼 순진한 사람인가? 아마도 그 반대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를 계산했을 수 있다. 그녀는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되게 하기 위해 나단의 계략을 따라 철저하게 움직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밧세바가 어떠한 사람인가보다 이 계기로 아도니야가 숙청되었다(25절)는 사실에 있다.

여기서 보여지는 솔로몬의 모습은 과연 신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 그는 아도니야를 불러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이번 기회에 아도니야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여서 아예 없애버려야 겠다는 생각만 한 것 같다. 어쩌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암시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숙청하는 일에 재빠름을 보인 것 같다. 브루그만은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솔로몬이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지적한다.

(2) 아비아달 추방(2:26-27)

아비아달을 제거한 솔로몬은 그와 동조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아나돗, cf. 렘 1:1)으로 쫓아낸다. 솔로몬은 그래도 아비아달이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다윗과 함께 환난을 겪었던 자라는 것을 고려하여 죽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 1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예언(삼상 2:30)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

(3) 요압 처형(2:28-34)

요압은 아비아달까지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그다음 차례가 될 것을 알았다. 그는 급하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cf. 1:51). 그런데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 받은 솔로몬은 이번에도 앞뒤 묻지 않고 브나야를 보내 요압을 죽이라고 명한다(29절).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나오기를 거절하자 솔로몬은 장막 안에서라도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한다(31a절).

그러면서 솔로몬은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둘(아브넬과 아마사)을 까닭 없이 죽였으니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31b-32절). 이는 요압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아도니야를 따른 것-28절)와는 다른 이유였다. 솔로몬은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라’는 율법을 자신의 사형집행 명령의 근거로 말하고 있것이다(cf. 출 21:14).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지혜대로 행하여”(6절) 요압을 처리한다.

(4) 아비아달과 요압을 대체한 사독과 브나야(2:35)

솔로몬은 요압을 대신하여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세운다. 사독의 자손들은 주전 171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가 임의로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맡는다. 에스겔은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의 신실히 감당했음을 증언한다(겔 44:15-16).

(5) 시므이 처형(2:36-46)

이제 다윗이 명한 시므이에 대한 처벌만이 남았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한 집을 짓고 거기서만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고 명한다. 만약 나가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다(37절). 이에 시므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시므이는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사건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3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는 도망간 종들을 잡기 위해 가드까지 갔다 왔다(39-40절). 솔로몬의 말의 애매함 때문이었을까?(cf. 36-37절) 시므이는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남서쪽으로 40킬로미터에 떨어진 블레셋의 가드를 겁없이 갔다 왔다. 이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고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했던 악을 이제 값으신다고 하며 그를 죽인다(44, 46절). 브나야는 군사령관으로서 솔로몬의 사형 명령을 매번 충실히 이행한다(25, 34, 46절).

시므이의 처형에도 무언가 공정하지 못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저자는 솔로몬을 결코 선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저 솔로몬의 때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었다(45-46절, cf. 12, 33절)는 사실을 강조한다.






II. 솔로몬의 통치(3:1-11:43)


1. 하나님의 첫 번째 현현(3:1-15)

브루그만은 솔로몬이 세상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사실은 솔로몬의 일생과 사역을 소개하는 이 단락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3:3)라는 말로 시작하여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11:1)로 끝맺는 것을 통해 더 여실히 드러난다.

(1) 결론적 요약(3:1-3)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cf. 6:1). 본문은 솔로몬의 왕정 초기 때의 일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그 지혜로 자신의 이복형 아도니야와 여러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지혜로 이집트와 정략결혼을 한다(1절). 이는 이집트와 상종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며(cf. 신 17:16)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암시다(cf. 11:1-8).

2절에서 기록하는 바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은 성전 건축일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두는(1절, cf. 6:38-7:1) 솔로몬에게 백성들의 산당 제사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산당 제사의 문제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3절의 표현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긴 했지만(‘다윗의 법도’라는 표현은 좀 애매모호하다)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2) 솔로몬의 소원(3:4-9)

솔로몬은 큰(혹은 유명한) 기브온 산당(cf. 대상 16:39, 21:29)에 가서 “일천 제물”을 드린다. 당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장막과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cf. 대하 1:3-6).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하신 일은(5절) 솔로몬의 “일천 제물”에 감동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3장 1절부터 저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며 2-3절에서는 산당 제사의 문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현현은 마치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주셨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재판하는 일을 위해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9절, 11절)을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헤세드]를 아는 사람이었다(6절). 그리고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은 작은 자이며 큰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자라고 겸손히 말한다(7-8절). 솔로몬이 이러한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3) 하나님의 응답(3:10-15)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주님의 눈에 좋았다”(1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말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며 “지혜와 분별의 마음”(12절)을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주신다. 또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최고의 수준으로) 주신다(13절).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장수의 복에 대해서는 조건적인 형태로 말씀하신다. “만일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네 날이 것이다”(14절). 다윗 언약이 처음부터 무조건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표현은 좀 낯설다. 폴 하우스는 다윗의 언약은 영원하지만 ‘솔로몬’은 언제든지 또 다른 ‘다윗의 후손’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한다.

이 모든 것은 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솔로몬은 꿈에서 깨고 난 후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15절).




2. 솔로몬의 경건한 지혜(3:16-4:34)

(1) 솔로몬의 재판(3:16-28)

솔로몬은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위한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받았다. 저자는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재판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당시 창기는 사회에서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고 특별히 재판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누구의 말의 옳은 지를 분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두 여자는 한 명의 살아있는 아들을 놓고 서로 제 아들이라고 싸우고 있다(17-22절). 솔로몬은 그들의 말을 듣고 칼을 가져오라 하고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 나눠주라고 명령한다(24-25절). 이 말에 아이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같아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한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냥 그 아기를 나누게 하라고 말한다(26절).

이로써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명확해졌다. 솔로몬의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성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판결에 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고 왕을 경외하게 된다(28절).

(2) 솔로몬의 관료들(4:1-19)

2절에서 6절은 고급 관료들을 언급한다. 제사장을 비롯하여 서기관, 사관(역사기록관), 군사령관과 지방 관장의 두령(장관), 왕의 벗(개인 자문관) 그리고 궁내대신과 노동(강제노역)책임관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추방되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4절). 이는 그의 초창기 사역의 기록일 수 있고, 아니면 복귀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동명이인 일 수도 있다. 또한, 나단의 아들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점도 특이점이다(5절). 강제노역을 위한 감독관은 다윗 때부터 있었으며(삼하 20:24) 이 제도는 앞으로 백성들의 깊은 원성을 사는 계기가 된다(cf. 12:18).

7절에서 19절은 온 이스라엘의 열 두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들을 소개한다. 그들의 기본 임무는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다(7절, cf. 27절). 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체계를 갖추고 견고해지는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앞으로 심화될 백성들의 과한 세금과 강제노동에 대한 반발을 암시한다.

특이한 점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유다 지파의 땅은 이 목록에서 제외된다. 아마도 왕의 지파인 유다는 세금면제의 특권을 누렸을 것이다. 둘째, 솔로몬의 사위 두명이 장관으로 세워졌다(11, 15절). 이는 솔로몬 집안의 영향력을 최대한 집중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셋째, 12지역의 분할은 12지파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지역(지파별)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을까? 여하튼 솔로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관리하였다.

(3) 번성하는 이스라엘(4:20)

20절은 1-2a절과 수미쌍관을 이루며 앞 절들의 결론으로 역할을 한다. 히브리어 원문 또한, 이를 지지한다.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 준다(cf. 창 22:17).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표현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예시해주는 것이다.

(4)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4:21-25)

솔로몬 시대의 풍성함은 많은 부분 블레셋과 이집트로부터 거두어 들인 조공 덕분이었다. 솔로몬의 풍성한 하루 분량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22-23절)도 그의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웠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거느린 식솔과 관료들(cf. 27절)이 약 1만 4천명에서 6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솔로몬 시대는 주변 국들과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모든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cf. 욜 2:22, 미 4:4).

(5) 솔로몬의 군대(4:26-28)

솔로몬이 대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엄청난 규모의 군대 덕분이었다(cf. 대하 9:25). 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 지는 보여줌과 동시에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세금 압박에 시달려야 했는 지를 엿보게 해 준다(27절, cf. 7절). 이러한 상황은 이미 사무엘이 왕을 구한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이기도 하다(cf. 삼상 8:11-17). 이는 또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신 17:16)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부강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던 것이다.

(6) 솔로몬의 명성(4:29-34)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3:12)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주셨음을 강조한다(29-30절). 그의 지혜는 동쪽(바빌론 지역)과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으며 사방의 모든 나라에 그 소문이 퍼졌다(31, 34절). 그 예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잠언과 노래와 학문적 업적을 남겼는 지를 언급한다(32-33절).

저자는 4장 전체에 걸쳐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광”(3:13)에 관해 기록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신앙적인 위험성과 부정적인 평가는 언급하지 않는다. 4장의 기록 의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로몬이 은혜를 입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3:14)을 기억하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야 한다.




3. 솔로몬의 경건한 업적: 성전 건축(5:1-7:51)

열왕기는 솔로몬의 생애에서 3분의 1을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데 할애한다. 그만큼 성전건축은 솔로몬의 업적 중 중요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국가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효율적으로 통제 하기 위해서라도 성전건축이 필요했다.

(1) 성전 건축 준비(5:1-18)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두로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한다(6절). 백향목은 최고 30m까지 자라며 향기가 좋아 건축자재로 각광받는 나무였다.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으며(1절) 이스라엘에 매우 우호적이었다(cf. 삼하 5:11).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종들이 해로를 통해 운반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8-9절).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댓가로 해마다 히람의 궁정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11절).

두로는 페니키아의 수도로 해상무역에 뛰어난 도시였다. 그들은 그 당시 가장 큰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왕래하며 교역을 하였다. 히람 왕(BC 970-936년)은 자신들의 원수이자 해적의 후손인 블레셋을 처리해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막강한 부와 지배력을 가진 솔로몬 왕국과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려면 당연히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재앙도 없게 하셨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금 성전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임을 밝혔다(4-5절). 저자도 두 사람의 평화와 조약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다고 평가한다(12절).

이제 솔로몬은 건축 자재(재목과 돌들)를 준비하기 위해 일꾼들을 징집한다. 레바논으로 파견된 일꾼이 3만명이었으며(13-14절) 짐꾼이 7만명, 채석자가 8만명, 감독관이 3,300명이었다(15-16절, cf. 대하 2:17-18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다. cf. 엡 2:22). 재목과 기초석을 위한 마무리 작업은 솔로몬의 건축자들,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페니키아의 한 도시국가) 사람들이 했다(18절).

(2) 성전 건축(6:1-38)

성전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칠십인역은 440년),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째(BC 966년)에 시작하여 7년 만에 마친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건축의 개요를 설명한다. 성전의 규모는 가로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2절). 성전은 3층으로 된 건물이었으며(6절) 성전 전체에 돌아가면서 방들이 있었다(10절, 그림 참고).

성전을 건축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하셨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조건적인 형태”로 전해진다(12절, cf. 3:14). 이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폴 하우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는 결코 사람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 다윗과 그 후손의 통치와 민족적 이스라엘의 운명은 솔로몬의 행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는 마치 선택받은 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반드시 완성되지만 그럼에도, 선택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의 행동에 따라 징계와 복을 오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14절부터 36절까지의 긴 본문은 성전의 내부 장식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다. 성전 내부의 벽은 백향목으로, 바닥은 잣나무로 마무리했다(15절). 지성소(내소)는 9m의 정면체의 모양으로 그 전체를 백향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16, 20-21절). 그 안에는 4.5m의 높이의 그룹이 두 개 있었으며 그 날개의 길이는 각각 4.5m로 서로 맞닿아있었다(23-26절). 성전 벽과 내소의 문, 그리고 외소의 문짝은 그룹과 종려나무, 핀 꽃 형상으로 아로새겨졌다(29, 32, 35절). 이는 에덴동산을 연상하게 한다. 성전건축은 솔로몬의 즉위 4년 두 번째 달(시브월)에 시작하여 11년 여덟 번째 달(불월)에 끝났으니 정확히 7년 6개월이 걸렸다(38절).

(3) 왕궁 건축(7:1-12)

저자는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삽입한다. 이는 시간상으로는 8장에서의 성전 헌당식을 마친 이후에 들어가야 맞지만 저자는 일부러 성전 건축의 규모와 공시기간을 훨씬 뒤어 넘는(면적 4.2배, 13년) 왕국 건축 이야기를 집어 넣음으로써 솔로몬의 세상적인 관심사가 종교적인 열정을 앞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3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언급하는 그 순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백향목으로 도배했다(2-3, 7, 11-12). 또한,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하여도 별도의 궁을 건축하였다(8절, cf. 9:24). 이 일도 시간 상으로는 한참 후의 일이지만 여기에 삽입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있는지를 부각하고 있다. 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 어려움과 원성은 이러한 대규모의 건축사업에 의한 것이었다.

(4) 성전 도구들과 치장(7:13-51)

솔로몬은 놋으로하는 제작과 관련된 전문가(히람)를 두로에서 데려온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14절). 성전 공사(성전 기구 제작)를 총지휘한 사람이 혼혈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신장하다(cf. 대하 2:14, 17-18, 엡 2:22).

15절 이후의 본문은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40절) 제작한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소개한다. 즉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두 놋쇠기둥과 그 장식(15-22절), 그리고 12마리의 소 모양이 바치고 있는 바다 모양의 물통(23-26절), 바퀴 달린 놋쇠 받침대와 물두멍 각 10개(27-39절) 그리고 솥, 부삽, 대접들(40-47절)과 금 분향단, 금 진설병 상, 10개의 정금 등잔대, 정금 대접 등(48-51절)이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끝났다.




4. 솔로몬의 믿음: 성전 헌당식(8:1-66)

B ́ 솔로몬이 미래를 제시함(8:54-61)

A΄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감(8:62-66)

(1) 백성들이 법궤를 운반함(8:1-11)

솔로몬은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에 메어 오기 위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을 모은다(1-2절).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해의 첫달(나팔절)이므로 매우 의미있는 달이다. 그리고 그 달은 속죄일(10일)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장막절(초막절)도 있는 달이다. 그러기에 솔로몬과 온 백성은 새해 첫달에 헌당식을 하기 위해 11개월을 기다렸을 것이다(cf. 6:38, 날짜에 관한 여러 논쟁은 송병현 주석을 참고할 것).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메고 성전으로 올라간다(3-4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궤 앞에서 수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낸다(5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에 두고(6절)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하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10-11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승인하셨고 기뻐하셨다는 의미였다(cf. 출 40:34-35).

9절에서는 그 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다. 당연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론의 지팡이(민 17:10)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출 16:33)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지팡이와 항아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하지만 그 일은 추측으로 남을 뿐이다.

(2) 솔로몬이 역사를 회복함(8:12-21)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계실 높은 집을 건축하였습니다”(12-13절)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안치 한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을 담고 있다.

이제 솔로몬은 얼굴을 백성에게 돌이켜 축복의 말을 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15절, cf. 24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성도 택하지 않았고 오직 다윗을 택하였다”(16절, cf. 14:21).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17-20절). 지금 성전이 세워진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신12:11) 바로 그곳이다.

(3) 솔로몬의 기도(8:22-53)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의 성향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26절: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다. 하나님은 천지에 유일하신 분이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23절, cf. 60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성전건축 계획)을 오늘 이루셨다(24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아들)이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의 가문으로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한다(25-26절). 솔로몬은 스스로 그 언약을 조건적으로 표현한다(cf. 6:12-13). 그는 자신이 그 조건을 이미 이행했다고 생각했을까? 혹은 앞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솔로몬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시다.

27-30절: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집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27절, cf. 사 66:1). 이는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그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었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cf. 13, 20절) 하나님의 성전 임재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방문하시는) 은혜임을 겸손히 인정한다.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심을 강조한다(30, 32, 34, 36, 39, 43, 45, 49절). 그러면서 솔로몬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들으심’ 그리고 ‘용서하심’을 구한다. 그가 이처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29-30절)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몇 가지 경우들을 전제하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달라고 간구한다(31-52절).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돋보이는 기도이다. 그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46절)는 사실을 간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30, 34, 36, 39, 50절)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

31-40절: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의 제단 앞에서”(31절) 맹세할 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 주십시오. 만약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 “이 성전에서”(33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로 잡혀갔다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한, 범죄로 인하여 가뭄이 생길 때 “이곳을 향하여”(35절)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기근, 전염병, 전쟁 등) 사람이 마음으로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39절). 솔로몬의 기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40절).

41-45절: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42절)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주사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솔로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받는 것이다(40, 43a절).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다. 그의 또 다른 기도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43b절)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줄 알게되는 것이었다. 성전 봉헌식 기도답게 솔로몬은 “내가 건축한 성전”(44, 48절)에 대한 강조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앞으로 성전을 미신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예를 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요 2:19).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또한, 그 성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회복된다는 차원에서 그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나 참 성전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지역 성전’을 미신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미 블레셋 전쟁에서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메고 나갔던 사건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었다.

46-53절:

솔로몬은 같은 패턴의 기도를 반복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담대히 용서를 구할 수 있던 신학적 이유들을 제시한다. 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범죄한다(46절). ②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47-48절). ③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 구별된 주의 기업”이다(51, 53절).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는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전쟁의 포로로 끌려 간 상황을 가정하며 “그곳에서” 회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국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다(50절, cf. 34절). 과연 선지자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다.

(4) 솔로몬이 미래를 제시함(8:54-61)

솔로몬은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도다”(56절, cf. 창 12:9-10). 그의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57절) ②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58절) ③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59절).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말들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간구이다. 솔로몬의 간구(축복)의 목적은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60절, cf. 23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기도인가! 마지막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한다(61절). 이 권면의 말씀을 스스로가 끝까지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5)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감(8:62-66)

성전 봉헌식은 성대하게 치뤄졌다. 수많은 소(22,000)와 양(120,000)이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바쳐졌으며 성전 앞뜰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다(63-64절). 봉헌식과 함께 절기가 총 14일간 진행되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기간동안 모인 백성들이 먹고 즐기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백성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66절). 이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엿보게 해 준다.




5. 하나님의 두 번째 현현(9:1-9)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신다(cf. 3:4). 그 시기는 왕궁 건축까지 마친 때로 보면 최소한 20년이 지났을 때다(1절, cf. 20절). 그러나 3a절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1절은 솔로몬의 평생 건축 사업을 요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은 성전 봉헌식때의 기도가 드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송병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고 하신다(3b절). 그러나 이 약속은 조건적이다(cf. 6:12-13, 8:25). 만약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끊어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별된 성전이라도 “보내 버리겠다”(이혼을 의미)고 말씀하신다(6-7절).

하나님 말씀의 특별한 점은 무조건적이었던 ‘다윗언약’이 솔로몬에게 이어질 때는 조건적인 약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특별히 본문에서는 솔로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6절)의 순종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왕과 백성은 유대관계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은 그 민족의 신(들)과 동일시 되었다. 신전의 파괴는 곧 그 신의 패배를 의미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성전이 백성들의 불순종(하나님을 버림)에 의해 버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8-9절). 즉 하나님의 이름과 건물로서의 성전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오셨던 것처럼(임재-8:11) 그분은 성전을 떠나실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6. 솔로몬의 세상적 지혜(9:10-28)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뒤에 소개되는 솔로몬의 세상적 지혜와 업적은 솔로몬이 받은 복과 영광을 보여주지만 4장에서 암시되었던 것처럼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 준다.

(1)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9:10-14)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향목과 잣나무 금(120 달란트)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다. 그러나 이 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솔로몬이 히람이 제공한 귀한 것들에 비해 턱없이 하찮은 땅(가불 땅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당시 패권자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임의대로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14절의 거래된 금이 땅 값으로 받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cf. 5:12).

(2) 솔로몬의 건축 사업(9:15-24)

솔로몬은 ‘건축광’이었다. 그는 성전과 자기 왕궁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이루었다(19절, cf. 1절). 그의 건축은 다양했다. 바로의 딸을 위한 밀로 궁(cf. 24절)과 예루살렘 성을 비롯하여 하솔, 므깃도, 게셀의 성들을 재건하였고(15절) 벧호론, 바알랏, 다드몰의 성들과 자신의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하였다(17-19절).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도시들을 건설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 이 건축들을 하게 했다(20-21절).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민족이다. 솔로몬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민족들을 전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실용적인 일에 그들을 사용한다. ‘실용적인 활용’을 위해 아말렉을 전멸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한다. 솔로몬이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언급하지만(22절)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건축들을 위해 그들을 “오늘날까지”(21절) 남게 한 것은 그의 ‘어리석은 지혜’였다.

16절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게셀은 본래 에브라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다(수 16:3).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그곳을 솔로몬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결국, 저 멀리 남쪽의 이집트 왕이 올라와서 그곳을 정복하여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바로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3) 솔로몬의 예배(9:25)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매년 정기적인 제사를 잘 드린 것으로 묘사한다. 마지막 문장은 문자적으로 “그가 그 집을 끝냈다/완성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문장이 솔로몬이 성전에 요구되는 사항을 온전히 충족시킨 것이라고 이해한다.

(4) 솔로몬의 무역(9:26-28)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물 가(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짓는다. 그는 분명 해상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척하고 있던 두로의 히람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cf. 10:11).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로 친해진 히람과의 관계를 통해 해상 무역을 시작한다. 그는 오빌(아라비아 지역)에 이르러 금 420 달란트(14. 7t)를 가져온다. 솔로몬의 엄청난 ‘금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된다(cf. 10:14-22).




7. 솔로몬의 세상적 업적(10:1-29)

(1)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10:1-13)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은 저 멀리 스바(오늘날의 예멘, 2500km)까지 알려졌다. 스바의 여왕은 그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확인하고자 수많은 향품과 금,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녀가 준 금만 120 달란트였다(10절). 그녀의 솔로몬의 모든 대답에 놀랐고 건축한 왕궁과 성전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3-5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칭송하며 백성들이 복받았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6-8a절). 예수님께서는 후에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인용하시면서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신 자신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마 12:42).

그녀의 찬양의 내용은 의미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다(8b절, cf. 대하 9:8).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참된 왕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셨다.

스바 여왕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한창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기본적인 보답 외에 그녀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13절).

(2)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10:14-29)

솔로몬은 ‘건축 광’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 광’이었다. 본 단락에서만 금이 최소한 10번 언급된다. 솔로몬은 아라비아의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기 시작하여(9:28)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에게서 꾸준히 금을 축적했다(15, 22절).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금(총 2,000kg)으로 크고 작은 방패 500개를 만들었으며 유일무이한 크고 화려한 보좌를 정금으로 입혔으고 자신의 왕궁의 모든 그릇들은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16-21a절).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21b절, cf. 27절).

이렇듯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3절)”가 세상에서 최고로 컸다(23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3:12-13)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24절, cf. 4:29, 5:12, 잠언 2:6). 그러나 사람은 그 지혜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cf. 9:11, 26).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cf. 신 8:18). 그러나 사람은 그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탐욕의 노예가 된다.

솔로몬은 끊임없이 은과 금을 축적 했을 뿐만 아니라,(cf. 15, 22, 27절) 병거와 병마를 모은다(26, 29절). 솔로몬은 뛰어난 ‘비지니스맨’으로 주변국들과의 교역을 통해 재산을 불려나간다(cf. 29b절). 그러나 저자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23절)가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짐과 동시에 솔로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일찍이 하나님께는 모세를 통해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왕은 은금을 쌓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 병마를 위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신 17:16-17). 그러나 솔로몬은 보란 듯이 그 말씀을 어긴 것이다(28-29a절).

28절은 독법상 “길리기아와 큐에(구에)”에서 말을 수입하였다고 읽는 것이 맞다(공동번역, cf. 송병현 주석).




8. 솔로몬의 배교: 몰락(11:1-43)

(1) 솔로몬의 우상숭배(11:1-13)

저자는 앞 장에서 솔로몬이 수많은 금과 은을 쌓고, 이집트에서부터 많은 병마들을 데려 옮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저자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음을 노골적으로 기록한다(1-2절).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셨는데(cf. 신 7:4, 17, 출 34:16) 솔로몬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3-4절). 어쩌면 솔로몬은 젊은 때 그의 냉철한 분별력으로 정략결혼의 장점만을 취하고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겼는지도 모른다(cf. 대하 8:11).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을 때”(4a절) 그는 여인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었다(cf. 8절).

저자는 솔로몬을 평가한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안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4b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6절). 이는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언약’(9:4-9)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그는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을 따랐다(5절).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밀곰)을 위해 산당을 지어 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도 “다” 그렇게 해주었다. 그 여인들은 각자 자기들이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7-8절).

저자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솔로몬을 평가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9절).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10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다음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12-13절).

(2) 흔들리는 위상(11:14-25)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쪽(에돔)과 북쪽(수리아)에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신다.(14, 23절) 에돔 사람 하닷은 예전에 다윗이 에돔을 공격하여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을 때(cf. 삼하 8:13) 살아 남았던 자로 이집트의 바로 왕 밑에서 지냈다(15-20절). 그는 다윗과 요압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었다(21절). 하닷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다루어지면서 마치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자란 모세를 연상케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하닷은 모세처럼 자신의 백성을 위해 왕궁의 좋은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이 아닌 복수를 위해 일어난다.

이번에는 북쪽의 수리아 왕인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23절). 르손은 마치 다윗처럼 자신의 나라(소바)의 왕에게 쫓겨 지내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왕이 된 사람이다. 그는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시리아-다마스쿠스 왕국을 다스리는 왕조를 시작했다. 다메섹은 다윗의 정복으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삼하 8:6).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 것이다.

전에 솔로몬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4절)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이스라엘이 원수로부터 평화로울 수 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성행하지 않도록 막고 계시던 손을 거두신 것이다.

(3) 흔들리는 왕권(11:26-40)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자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큰 용사였고 솔로몬에 의해 발탁되어 감독자가 된다(26-28절). 선지자 아히야가 전한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과 거의 동일했다(31-36절, cf. 11-13절).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 지파”(유다와 베냐민 제외-12:21)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주시는 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시기까지도 설명해 준다. 그 설명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헤세드’를 확인 할 수 있다(32, 34, 3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으신다. 솔로몬과 맺으셨던 언약과 마찬가지로 조건적이다. “네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38절) “그러나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일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39절). 39절의 말씀은 남유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당장은 여로보암에게 지파들을 넘기실 것이 아니었기에 여로보암은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 왕 시삭의 보호 아래 숨어 있는다(40절). 시삭은 이집트 22대 왕조의 창건자이다(BC 945-924년). 솔로몬은 제21왕조와 결혼 동맹을 맺었기에 시삭과는 적대관계였다.

(4) 솔로몬의 죽음(11:41-43)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그도 죽음은 매 한 가지였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전 3:19, cf. 전 2:16, 시 49편).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은 최소한 이스라엘의 분열을 보지 않고 죽은 복받은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정죄와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들은 왕으로서 죽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 최소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훈계하는 일에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III. 분열 왕국과 우상숭배(12:1-16:34)


1. 여로보암 집안의 상승과 쇠퇴(12:1-15:32)

(1) 나라가 나뉨(12:1-24)

온 이스라엘은 세겜에 모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41세)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왕의 등극을 위한 인준식을 하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조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세겜(cf. 창 12:6-7, 수 24:1)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곳으로 북쪽 지파들의 세력을 모을 만한 곳이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곳은 결국,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cf. 25절).

백성들은 여로보암(11:40)을 위시하여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때 있던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문제를 고민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자문이었던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7절)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의 멍에를 아버지때보다 더 무겁게 하고 더 엄하게 “전갈 채찍으로” 다룰 것이라고 답한다(13-14절). 저자는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한다(15절). 그렇다고 하여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에 의한 분열에 대한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cf. 삼하 20:1).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16절)라고 하며 “다윗 집”의 통치를 거절 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아도람)을 쳐죽이면서 반란을 시작했다.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하였으며 온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다(20절).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르호보암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나머지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다.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은 옛적부터 다윗의 유다지파와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베냐민은 유다를 따른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24절) 그들은 돌아갔고, 이렇게 하여 거의 120년 간 지속되었던 통일 왕국은 BC 930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2) 여로보암의 죄(12:25-13:34)

①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배신함(12:25-31)

이제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열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마음이 다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종교”였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하고(cf. 출 32:4) 하나는 벧엘(최남단, 창 28:19)에, 다른 하나는 단(최북단)에 두어 그곳에서 제사하게 했다(28-29절). 고고학자들은 단에 위치했던 신전이 가로 45m 세로 60m의 큰 건물이었다고 한다.

여로보암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31절). 결국, 그는 백성들에게 “종교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었고 자신의 새로운 “종교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종교지도자들을 세운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30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하나님과 조건적 언약을 맺은 자로서(cf. 11:38-39), 여로보암은 너무나 빠르게 불순종의 길에 들어선다. 백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cf. 27절). 버림 받았던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한다.

② 선지자가 왕의 불순종을 비난함(12:32-13:10)

여로보암은 일곱째 달에 있던 초막절을 한 달 늦춰 여덟째 달로 편리하게 바꿨다. 아마도 일곱째 달은 성전 봉헌식이 있던 때(8:2)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있도록 임의로 날짜를 꿨을 것이다. 학자들은 북쪽의 추수가 남쪽보다 한 달 정도 늦기 때문에 그들의 편리에 맞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자신이 지은” 산당에서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과 분향하고 있었다(31-33절). 그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지를 선포한다. 그는 예언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이 죽일 것이라고 했다(2절).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성취된다(cf. 왕하 23:15-20).

여로보암은 이러한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를 잡으라고 외치며 내밀었던 손이 말랐다(4절). 함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본 여로보암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손이 다시 낫게 해달라고 말했다(6절).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손이 돌이켜지기만을 원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에서 대접도 하며 그에게 예물을 주겠다며(7절)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호하게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멍령하신 대로 “먹지도 마시지도”(9절, cf. 17, 22절) 않고 벧엘을 떠났다. 이 일로 여로보암의 강퍅한 마음은 정죄 받는다. 그는 끝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집은 멸망하게 된다(cf. 33-34절).

③ 선지자의 불순종과 죽음(13:11-32)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떠나 가는 길에 벧엘의 ‘한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이에 그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게 된다. 이 본문은 매우 난해한 점이 많다. 그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왜 속았음에도 불구하고(18절) 죽어야만 했는지, 또 이 긴 이야기가 삽입된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송병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10절의 ‘다른 길을 통해’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는 여로보암의 제안(cf. 7-8절)에 마음이 흔들렸으며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벧엘 지역 안에서 머뭇거리며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아있었다는 것이다(14절, cf. 8, 16절 “이곳에서”).

그러나 18절에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이면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먹게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왜 그를 시험하려 했을까? 어쨌든, 그 선지자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20-22절)은 진실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24절)는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가져와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슬피 울었다(30절).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절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32절).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 사람 자신에 대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한 온 벧엘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 주신 것이다.

④ 여로보암 왕조 죄와 멸망(13:33-34)

여로보암은 벧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과 징조를 보고 들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가문을 땅 위에서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cf. 14: 10).

(3) 여로보암 비난(14:1-20)

본문은 여로보암에게 왕이될 것이라고 전했던 아히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정죄하시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15절)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자 여로보암은 아내를 시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 아들에 대해 물으라한다(1-3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지만 미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변장하고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본다(4-6절).

그리고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7-9절, cf. 13:34). 또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돌아갈 때 그 아들 아비야는 죽을 것이라고 했다(12절). 이는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아비야는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자였고(13절)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끔찍한 죽음(cf. 10-11절)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릴 한 왕을 곧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다(14절).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구테타를 일으킬 “바아사”를 가리키는 것이다(cf. 15:25-27).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 유브라데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다(15절). 이는 200년 후에(BC 722년) 성취된다. 이 모든 일은 여로보암의 죄때문이다(16절). 한 왕의 범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파급효과를 가진다.

이것이 여로보암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가 왕으로 22년 있었지만(20절) 저자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있다.

(4) 유다 왕들의 행적(14:21-15:24)

① 유다 왕 르호보암(14:21-31)

저자는 12장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제 다시 한번 르호보암에 관한 간략한 총평을 내린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 이를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21, 31절) 그가 얼마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하게 했는지를 예상하게 한다. 유다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 아세라 상을 세웠으며 남색하는 자를 허용하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23-24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예루살렘”(21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버젓이 있는 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다(cf. 22절).

그 경고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시삭(cf. 11:40)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을 다 빼앗아 가게 하셨다(25-26절). 이 사건은 남유다가 거의 멸망에 직전까지 갔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한다(30절).

② 유다 왕 아비얌(15:1-8)

아비얌은 르호보암의 28명의 아들 중 르호보암이 가장 총애하던 부인의 장자였다(cf. 대하 11:20-22).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인데 얌(Yam)은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신의 이름이다. 신성모독적인 이름이라서 인지 역대기와 칠십인역은 그 이름을 아비야(‘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로 고쳐 적는다.

그는 겨우 3년만 다스리고 죽었다. 이 때도 남북간의 전쟁은 계속되었다(cf. 대하 13:1-20은 남북간의 전쟁을 자세히 다루며 아비얌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소개한다.) 열왕기 저자는 역대기 저자와는 다르게 아비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아비얌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죄를 따랐다”(3절).

저자는 아비얌을 평가하면서 다윗과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4절)을 되새긴다. 앞으로도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다윗과 비교할 것이다. 저자는 다윗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5절).

③ 유다 왕 아사(15:9-24)

아사는 아마도 마아가의 손자일 것이다(cf. 2, 8절). 그는 몇 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 받는다(11-14b절). 그는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할머니(어머니가 아니라)를 폐위시키기도 했다(13절). 그의 부정적인 평가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14a절) 그리고 자신이 성전에 바쳤던 은과 금을 다 꺼내다가 아람(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주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요청한 일에 관한 것이다(15-19절, cf. 역대기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한다-대하 16:7).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고 언급은 하지만 역대기(대하 16:12)의 기록처럼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생략하고 있다. 아마도 14절의 총평과 어긋나보이지 않기 위해 생략했을 것이다. 다윗에 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cf. 5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를 평가하실 때 은혜의 눈으로 평가하신다. 그래서 아삽과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시 130:3)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32:1).

(5)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15:25-32)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는 16장까지 계속 될 것이다. (나답-바아사-엘라-시므리-오므리-아합)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평가 받았고(26절) 결국, 통치 2년 만에 바아사에 의해 살해된다(cf.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7명이 살해 당한다). 이 때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끊어버린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셨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다(29-30절, cf. 14:10-11).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22년 만에 두 왕을 배출하고 끝난다(cf. 북이스라엘은 총 210년의 존속기간동안 9왕조를 거치게 된다).




2. 오므리 왕조의 상승(15:33-16:34)

이 단락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인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을 중심으로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며 아합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 이스라엘 왕 바아사(15:33-16:7)

여로보암의 온 집을 전멸시키고 왕이된 바아사는 24년 동안 다스렸다. 바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5:34, 6:7, cf. 6:30).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대하 16:7, 19:2)를 보내셔서 바아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같이” 만드시겠다고 하셨다(16:3, cf. 14:7-11).

16장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아사가 책망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예언된 일이었다(14:10). 그럼에도, 바아사는 여로보암처럼(cf. 11:37) 왕이 될 것을 하나님에게서 지시받은 바가 없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그 집을 쳐죽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스라엘 왕 엘라(16:8-14)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왕이 된지 2년 만에 군지휘관이었던 시므리에 의해 살해된다. 시므리는 술에 취해있던 바아사를 죽이고 그의 온 집안 남자들을 쳐죽였다(11절). 이로 인하여 예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cf. 3절). 저자는 이 일이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고 명시한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3) 이스라엘 왕 시므리(16:15-20)

엘라를 살해한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만 왕이 되었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블레셋과 전쟁대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은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 성을 포위한다. 시므리는 구테타를 일으키면서도 나머지 절반 군대(cf. 9절)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던 것이다. 결국, 시므리는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는다(18절). 저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19절)고 평가한다. 이는 그가 왕이 되었던 7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4) 이스라엘 왕 오므리(16:21-28)

오므리의 군대들이 시므리의 군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것 같다.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지만 나머지 절반은 디브니를 왕으로 삼고 그를 따랐다(21절). 이 분열의 상태는 약 5년간 지속되었다(cf. 15, 23절 비교). 이후 오므리의 군대의 승리와 함께 디브니는 전사하고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다(24절).

저자는 오므리에 대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였으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한다(25-26a절). 이어서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바아사와 엘라를 평가했던 표현과 동일하다(cf. 13절). 오므리는 실제 세상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보다도 유명한 왕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그의 정치적, 경제적 유능함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평가할 뿐이다.

(5) 이스라엘 왕 아합(16:29-34)

드디어 오므리 왕조의 정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의 통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22장까지 계속될 것이다. 먼저 저자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다(30, 33절).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왕의 딸(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까지 세우고 바알을 섬겼다(31-32절). 이렇듯 바알종교가 이스라엘 안에서 번성하게 된 것이다. 아합은 또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 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국,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자신의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34절, cf. 수 6:26).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알 종교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저자는 옛적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 준다.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바알이 왕이다’이며 그녀의 아버지 엣바알의 이름은 ‘바알은 살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엘리야의 갈멜산의 대결’ 이야기도 누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IV. 엘리야의 사역(17:1-왕하 1:18)


1. 엘리야의 바알 종교의 대결(17:1-18:46)

IV. 엘리야의 사역(17:1-1:18)

열왕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 기록이 아님을 이 단락에서 분명히 보여 준다. 엘리야를 비롯한 미가 선지자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열왕기가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이 일을 위해 저자는 왕들의 순환적 패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1) 가뭄이 시작됨(17:1)

왕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는 특별한 소개없이 그저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된다. 어떤 학자(Keil)는 “우거하는 자”[토삽]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에 주목하여 엘리야를 개종한 이방인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인데 그의 등장 자체가 바알과의 대결을 예고한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바알을 섬기며 바알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해 선언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이름의 뜻이 ‘바알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의 맹세는 매우 의미신장했다.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1절). 이스라엘은 1년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이른 비(10-11월)와 늦은 비(3-4월)은 농사에서 매우 중요했다. 가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신 11:17, cf. 신 28:23).

가뭄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된 바알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였다.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 앞에는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없이는 ‘천둥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조차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바알을 섬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와 풍년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시다.

(2)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묾(17:2-6)

아합 왕 앞에서 엄포를 놓은 엘리야는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3절). 엘리야는 우리와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무릅쓰고 아합을 향해 외쳤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망하여 숨는다(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동시에 일상을 위한 기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있던 시내가 가뭄으로 마른다.

(3)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머묾(17:7-16)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가야 할 곳을 알려준다. 이번에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셨다(9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갔고, 한 과부를 만나 물과 떡 한 조각을 부탁한다. 그런데 그 과부는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죽기전에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12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 바로 이 죽어가는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고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cf. 14, 16절) 그녀에게 말한다. “두려워 말고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13절).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지나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14절).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과부에게 잔인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16절). 이번에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일상을 위한 기적이었다” 우리는 이 ‘일상의 기적’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본다.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나은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죽고 다시 사는 사건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다(cf. 24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의 불신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다(눅4:26).

(4)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림(17:17-24)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와 연관있다고 생각하며 엘리야를 원망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방문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논리이다(18절).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한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다(20절)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 달라고 간구한다(21절). 몸을 세 번 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린 것은 고대 근동의 치료행위를 반영한 행위였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셨다(22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임으로써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이다(cf. 24절). 그녀는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고백하게 되었다. 이방 땅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인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을 그녀와 그녀의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갈멜산 대결’을 위해 엘리야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cf. 18:36-37). 그리고 그는 “바알의 땅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22절). 그는 ‘갈멜산의 대결’에 준비되고 있었다.

(5) 엘리야가 아합을 찾음(18:1-15)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 실테니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이었다. 때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지 3년째 되는 때였다. 그동안 ‘약속의 땅’은 기근으로 고통했다(2절). 그러나 ‘이방 땅’인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은 음식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것이다(cf. 14, 24절).

엘리야는 아합의 궁내 대신 오바댜를 만나 아합에게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알리라고 한다(7-8절). 오바댜는 자신이 아합에게 말한 후 엘리야가 그 자리에 없으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말한다(9, 12, 14절). 그 정도로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 일에 안달이 나 있었고, 수색했던 곳마다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를 맹세하게 했다(10절).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이세벨의 손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었다(4, 12-13절). 엘리야는 자신이 반드시 아합에게 보일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했다(15절).

(6)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18:16-19)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와서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오므리)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아합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18절). 아합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 도리어 지금까지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엘리야는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리고자 한다. 그는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에 모으라고 말한다(19절). 갈멜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25km에 이르는 산악지대로 두로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다. 갈멜 산은 숲이 빽빽한 곳으로(cf. 사 35:2)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cf. 30절). 그러나 아마도 이세벨에 의해 그 제단은 파괴되고 바알의 제단이 세워졌을 것이다.

(7) 여호와의 갈멜 산 승리(18:20-40)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등장한다. 저자는 ‘갈멜산의 대결’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한다. 엘리야와 백성들의 감정을 느낄 정도이다. 갈멜산에는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오지 않았다(cf. 22:6). 바알 선지자 450명 뿐이었다. 거기 모였던 백성들은 엘리야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21절). 그들은 나중에 엘리야가 승리 했을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39-40절).

바알이 ‘천둥의 신’이니 불을 내리는 것으로 참 하나님을 가려내자고 제안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cf. 레 9:24-아론, 삿 6:21-기드온, 대하 7:1-솔로몬). 엘리야가 분명히 구체적인 ‘대결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cf. 36절).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신했다.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역사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믿었다(36절). 그리고 이 대결의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도 알고 있었다(37절).

대결이 진행 될 때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과 엘리야의 기도 방식이 극명히 대조된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29절, 오후 3시) 바알의 응답을 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뛰놀고(광적인 춤을 추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자해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 댔다(26-29a절). 그러나 당연히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26, 29b절). 바알은 살아있지 않다. 엘리야의 역설적인 조롱이 정확했다. “바알은 신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cf. 27절).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남은 일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기를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과 비교 할 때 단순하고 깔끔했다. 그는 기도에 앞서 모든 백성을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30절). 저자는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면서 옛적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한다(31-32절). 이제 이 대결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번제물과 나무에 세 번을 반복하여 물을 붇게 하였고(33-35절), 짧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36-37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38절). 백성들은 환호했고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390-40절).

(8) 가뭄이 끝남(18:41-46)

아합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회개하여 돌아온 것 같지는 않다. 그는 그저 비가 다시 내리는 것에 만족할 참이다(41-42a절). 엘리야는 비를 위해 간절한 자세로 기도한다(42b절). 일곱 번까지 기도하며 사환에게 비 구름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엘리야의 비를 위한 기도는 불을 위한 기도에 비해 일곱 배는 힘들었다. 무엇을 의미할까? 엘리야는 큰 기적(불)을 체험한 후에도 결코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는 큰 비가 내릴 것을 알았다(44-45절).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능력)을 체험하며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더 빨리 이스르엘로 갔다(46절).




2. 엘리야가 호렙 산으로 피신함(19:1-21)

(1) 이세벨의 협박(19:1-3)

“평범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와 비를 다시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도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맹세 한 마디에(2절) 두려움과 절망 속에 도망하게 된다(2-3a절). 아합은 백성들처럼 우유부단했다면 이세벨은 참으로 ‘바알의 선교사’로서 바알을 향한 “열심이 유별”하였다(cf 10, 14절).

왜 엘리야는 큰 승리의 경험 후에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 이세벨의 기가 꺾이고 ‘여호와의 종교’의 회복을 보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세벨은 더 살기가 등등해졌으며 “내일 이맘때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불같이 달려들었다. 끝날 것 같지 않게 계속되는 핍박에 엘리야는 지쳤다. 영적 승리후 찾아온 공허함때문이었을까?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cf. 17:2-3) 그저 “형편을 보고” 급하게 도망한다(3절).

(2) 엘리야의 호렙 산 도피(19:3-8)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피신한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다(3-4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승자가 패자로 변했고 용감했던 자가 낙심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슬픔에 잠겨 누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5-7절, cf. 17:6).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원한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셨다”(송병현). 힘을 얻은 엘리야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cf. 7절)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cf. 출 3:1)에 이른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10일정도면 충분히 가는 길이다. 그런데 저자는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가서 도착했다고 한다(8절). 이는 “40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실패한 이스라엘이 보낸 40년의 광야시절을 연상케하는 것이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cf. 출 34:28) 이제 엘리야도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암시한다.

(3)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남(19:9-18)

엘리야는 호렙산(시내산)에 이르러 “그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절). 이는 단지 지리적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엘리의 마음이 어찌 이러한 상태에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다. 엘리야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투정하며 상황을 과장한다(10절).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을 본 후 똑같이 물으시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한다(14절).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장면은(11절)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바위 틈”에 있는 모세 앞을 지나가셨던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cf. 출 33:22).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12절). 이는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면서도(cf. 출 19:16-18, 신 5:23-26) 엘리야에게는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을 느끼게 해 준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불내림”같은 기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조용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네 길을 돌이켜” 다메섹의 아람 왕(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왕(예후)을 기름부어 세우라는 것이다(15-16a절).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도 지명해 주시고(16b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심으로(18절)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의 바알에 대한 승리는 갈멜산 사건과 같이 세상을 요란케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며, 그 승리는 엘리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송병현)

(4) 엘리사의 등장(19:19-21)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호렙산을 떠났을까? 저자는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야의 그다음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엘리야는 자신을 대신할 엘리사를 먼저 만난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지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명령도 엘리야는 행하지 않는다(cf. 15-16절). 도리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전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였다(왕하 8:14). 예후에게 기름부으라는 명령도 결국,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 실행하게 된다(왕하 9:1-10).

엘리사는 밭을 가는데 열두 쌍의 소들을 동원할 정도로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겉옷을 던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먼저 그는 엘리야에게 허락을 받고 부모와 자신의 백성들과 작별인사를 한 후 엘리야를 따른다(20-21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처럼 소명에 적극적인 엘리사의 모습은 호렙산을 떠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던 미지근한 자세와는 매우 대조적이다”(송병현).




3. 엘리야의 아합 규탄(20:1-22:40)

(1)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20:1-34)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15장(18절)에 언급되었던 아람(시리아)의 왕 벤하닷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송병현은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것으로 본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합에게 벤하닷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지만 아합은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위해 그를 살려둠으로써 화를 키웠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벤하닷이 32명의 왕(지방 영주)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아합 왕에게 은금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넘기라고(4, 7절)하며 항복을 요구했다. 아합은 백성과 장로들의 말(8절)을 듣고 벤하닷의 처음 요구(은금)는 몰라도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요구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고 했다(9절). 이에 벤하닷은 사마리아 성을 치라고 명령한다(12절).

이 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큰 무리를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이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13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230명)과 모든 백성들(7천명)로 하여금 먼저 공격하게 했다. 숫자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열세였으나(cf. 27절)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21절).

그러나 벤하닷은 이듬해에 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대치한다. 이스라엘도 그들 앞에 진영을 쳤지만 그 숫자는 턱없이 적었다(27절). 그때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그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28절)라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은 그전에 ‘한 선지자가’ 했던 말과 동일 한 것이었다(cf.13절). 결국, 이스라엘은 아람 보병 10만명을 죽이고 아벡 성까지 쫓아갔다. 아람군 27,000명은 성벽이 무너짐으로 죽었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한 골방에 들어갔다(30절).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한 아합은 항복하고 나오는 벤하닷을 살려주며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준다(34절). 아합은 “인자한[헤세드] 왕”(31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cf. 42절) 그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2) 예언자가 아합을 규탄함(20:35-43)

이 사건이 있은 후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전장에서 다친 사람처럼 꾸미고 아합에게 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이야기인 즉은 한 사람이 자신에게 포로를 데려와서 지키라고 하며 만일 포로가 도망가면 죽거나 은 한 달란트(3,000세겔)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그 포로는 도망쳤다는 것이다(39-40절). 이 말을 듣고 아합은 포로를 놓친 그가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헤렘]을 아합이 놓아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아합은 벤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아합의 백성은 벤하닷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는 선언을 듣는다(42절, cf. 22:35-아합은 결국,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죽는다). 아합은 회개하기보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간다(43절).

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cf. 22:38). 그 성취를 확증하기 위해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를 때리지 않았던 그의 친구가 심판에 따라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야기를 삽입니다(35-36절). “도적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순종해야 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교훈해 준다(cf. 13:11-32). 아마도 ‘그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을 알아 보았던(cf. 41절) 아합도 나중에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아합과 백성들(cf. 42절)을 위한 경고의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심판의 말씀 앞에 통회하거나 겸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자’를 돌아보신다(cf. 21:29).

(3)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함(21:1-16)

앞 장에서 아합은 하나님께서 진멸[헤렘]하라고 하신 자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번 장에서 남의 포도원[케렘]의 주인을 죽인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지키려는(3절) 이스르엘의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하는 이세벨의 잔인성(8-10절, cf. 왕하 9:26-아들들까지 죽임)과 함께 그 지시에 따르는 이스르엘 장로들과 귀족들의 불공정함(11-14절)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하여 아합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합의 죄는 다음과 같다.

②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

아합은 우유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교활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악한 일을 하게 한다. 마치 자신은 선한 사람이며 악한 일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그가 이세벨에게 한 말에서 그는 자신은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나봇이 자신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만 말한 것처럼 전하면서 그 팔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한다(6절). 그리고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쓰는 것처럼 바로 내려가 그 죽은 자의 포도원을 취한다(15-16절).(21:15-16) 첫 번째와 두 번째 죄목은 다윗을 떠올리게 한다. 다윗도 이웃의 집(아내)을 탐냈을 뿐 아니라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함으로써 살인 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합도 다윗처럼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근신하며 겸비함을 보인다(cf. 27-29절).

(4) 엘리야의 아합 비난(21:17-29)

하나님께서는 나봇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셨으며(cf. 왕하 9:26) 엘리야를 시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가 아합 왕을 만나(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는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20절). 이 특이한 표현은 저자의 입으로 한 번 더 말해지면서(cf. 25절) 매우 강조된다. 엘리야가 전한 심판 내용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죽을 것이며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아사의 집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셨다(22절, cf. 11절).

엘리야는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한다(23-24절). 이세벨의 죄는 아합을 충동한 죄이다(25절). 그로 인하여 아합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아모리(가나안 일곱 족속을 통괄하는 표현)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르며”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26절).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강퍅할 것같았던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최소한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을 한다). 그는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다. 이전에 한 선지자에게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c.f 20:43, 21:4).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나 이미 선언하신 판결을 거두시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아들 세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신 것이다(29절). 이러한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악한 자가 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하여 그의 악이 적거나 하나님께서 눈감아주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에게조차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고 계신 것이다.

(5) 시리아 전쟁에서 아합이 죽음(22:1-40)

20장 4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조약을 맺어 살려 보낸 것을 심판하시면서 아합이 벤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cf. 20:42). 아합은 이 본문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며 결국, 아람군에 의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①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함(22:1-28)

아합은 20장에서 벤하닷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땅을 돌려준다는 말에 조약을 맺고 살려 보내주었다(cf. 20:34). 그러나 벤하닷은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1, 3절). 이에 아합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던(cf. 대하 18:1)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권하여 함께 이스라엘 땅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하고자한다. 여호사밧은 아합에 동의를 하면서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 어떠한지 물어 보자고 한다(4-5절).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지 말지를 묻는다. 모든 선지자들의 대답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기시리라는 것이었다(6, 12절). 아마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갈멜산 대결’에 나타나지 않았던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일 것이다(cf. 18:19).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들 외에 다시 물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를 묻는다(7절). 아합은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미가야를 불러 들인다(9절). 왕은 사신은 미가야를 만나 ‘길한’ 예언을 하라고 주문하며 데려온다(13절).

미가야는 처음에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15절)라고 하며 ‘길한’ 예언의 말을 한다. 그러나 그의 말이 비아냥임을 알아차린 아합은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한다. 결국, 미가야는 진실을 말한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17절). 즉 왕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라고 한 아합은 정작 그가 진실을 말할 때 그 말이 ‘흉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18절).

그러나 미가야는 끝까지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는 뜻으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9-23절).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으며 모욕을 당한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한다. 이에 미가야는 왕이 참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온다면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확실히 말한다(28절). 그렇게 아합은 모든 경고를 스스로 멸시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호사밧의 태도이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으면서도(5절) 결국, 미가야의 예언까지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선다.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으로 그려지지만 이 일에 관하여는 후일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된다(cf. 대하 19:2).

② 아합의 죽음(22:29-40)

아합은 미가야의 말이 불편했지만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만일을 대비해서(만약 그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것을 대비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을 구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신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그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변장시키고 자신은 일반 군사인것처럼 전쟁터에 들어간다. 그러나 보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cf. 대하 18:31)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치명상을 입어 결국, 많은 피를 흘리고 죽는다(34-35절).

아합의 시체는 사마리아에 장사되었으나 그가 탔던 병거에 고였던 그의 피는 사마리아 못에 씻기면서 개들이 핥았다(38절). 이로써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19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4. 엘리야의 마지막 날들(22:41-왕하 1:18)

(1) 유다 왕 여호사밧(22:41-50)

이제 유다 왕의 이야기로 넘어온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된지 제4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 25년을 다스렸다. 이 25년의 기간에는 아버지(아사)와의 공동통치(3년)과 후에 아들 여호람과의 공동통치(5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여호사밧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사 왕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하게 했다(43절).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에서 다시 나온다. 여기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과 화평 관계를 맺은 것(44절, cf. 대하 18:1)과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한다(49절).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은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연합하여 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 배를 부서지게 하시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한다.

(2)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22:51-53)

아합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온 집은 하나님의 재앙 아래 놓이게 되었다(cf. 21:21-22). 그러나 아합의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그 아들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분명하게 평가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그의 죽음이 암시된다(cf. 왕하 1:17).

(3) 엘리야와 아하시야(1:1-18)

아하시야 왕에 관한 평가는 이미 열왕기상 22장 52-53절에서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장인 열왕기하 1장에서는 그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가 왜 2년 동안만 왕으로 다스렸는지를 설명한다. 아하시야는 병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다(2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며 아하시야가 병상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신다(16절).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다(17절).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어떤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것)을 찾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각각 다른 발화자를 통해 세 번이나 반복한다(3, 6, 16절). 이는 다른 한 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부르러 오는 왕의 오십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두 번에 걸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써 불태워 죽인다(10, 12절). 엘리야의 잔인성이 드러난 듯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다.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그러면도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명령)’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무리들이 겸손한 태도로 찾아왔을 때(13-14절)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15절)고 하였고 엘리야는 그제서야 아하시야 왕 앞에 나서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16절).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다(17절, cf. 3:1). 그의 죽음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같은 어리석음을 보여 준다. 아합도 선지자(미가야)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갔다. 아하시야도 엘리야의 말과 그 권위(기적)를 들었을 때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자초한다. 엘리야를 데려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었는가?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메신저’가 죽는다 하여도 여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절에서는 아하시야 시대에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을 언급한다(cf. 3:4-5). 북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여호사밧)는 에돔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cf. 왕상 22:47).






V. 엘리사의 사역(2:1-13:25)


1.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계함(2:1-3:27)

(1) 엘리야에서 엘리사로(2:1-25)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엘리야의 역할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이야기는 왕위의 계승 이야기 중간에 길게 삽입될 정도로 저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진다. 또한, 이 이야기는 매우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Cohn). 그 중심에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있다.

엘리야의 승천이 가까왔을 때 엘리야는 세 번에 걸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한다. “너는 여기 머물라”(2, 4, 6절).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선지자의 무리들에게도 알려져있었다(3, 5절). 그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기 위해서였다. 즉 엘리야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선지자직의 승계를 확실히 하기 원해서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선지자적 소명감이 확실한 지를 시험하고 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고 그의 승천 장면을 홀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영”의 두 배를 얻는 복을 받는다(9-10절). “두 배”는 상속권과 관계된 표현으로 엘리야의 첫 번째 후계자가 되기(장자권)를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혹은 여호수아)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으며(8절) 마지막 순간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졌다(11절).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인정하는 의미로 그의 겉옷을 남겼으며 그의 옷을 받아든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모양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쳐서 가르고 건너간다(13-14절). 이 장면을 본 선지자 무리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었다(15절 cf. 7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강청하여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그들은 3일을 찾아다녔지만 찾지못했다(16-17절). 엘리야 승천의 확실함을 저자가 증언하는 것이다.

이제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두 개의 기적 사건이 기록된다. 먼저, 엘리사는 여리고 성(cf. 왕상 16:34)의 사람들을 위해 소금을 사용하여 수질이 나쁜 물을 근본적으로 “고친다”[라파](19-22절). 이 기적은 옛적에 모세가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cf. 출 15:23-26 “치료하는 여호와”). 이로써 그는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또 다른 기적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젊은 청년들)을 저주함으로 42명이 곰에게 찢겨 죽게 되는 일이었다. 이스라엘 배교의 중심지였던 벧엘의 청년들(13세~30세, cf. 6:17)은 아마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털이 많은 엘리야(1:8)와 반대되는 엘리사의 모습을 조롱하며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라”며 멸시한 것이다. 엘리사의 저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다. 이렇게 두 기적은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 보인다.

엘리사가 갈멜산을 지나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표현(25절)은 그가 ‘바알의 신전’이 있는(cf. 왕상 16:32) 영적 전쟁터에 임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2)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3:1-27)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난 후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다스렸다. 그는 악한 자였지만 그의 부모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제거했다(2절).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 즉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산당 제사 등)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압은 통일왕국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섬겨왔다. 그러나 아합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을 반역했다(5절, cf. 1:1). 이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cf. 왕상 22:47)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간다. 가는 길이 7일째 되던 때 이 연합군은 가축 먹일 물을 구하지 못했다(9절).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한다며 불평하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묻고 결국,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 내려간다(10-12절).

일전에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에돔을 치러 올라가려 할 때도 ‘여호와의 선지자’(미가야)를 찾았었다(cf. 왕상 22:7).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때 이미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었다(cf. 대하 19:2). 그 이후 남유다의 종교개혁도 주도한 그가 왜 또 아합의 아들들(cf. 대하 20:35)과 어울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도 신앙이 더 퇴보했을까? 이번에 전쟁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지 않고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자 엘리사를 찾아 가게 된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냉소적으로 대하며 부모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사밧을 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준다(13-14절). “구약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신실한 사람때문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의와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송병현). 엘리사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 좋은 소식이었다. 하나는 (바알의 능력인) ‘바람과 비’ 없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채워지리라는 것이고(16-17절)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리라는 것이다(18-19절). 그리고 그 두 예언은 성취된다(20, 24-25절).

모압에 대한 승리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골짜기의 물로 인하여 모압 사람들은 오해를 하였고 방심한 상태로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다가 반격을 당하게 된다(22-24절). 모압 사람들은 밤새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cf. 17절) 말라있던 골짜기의 물이 값자기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승리는 엘리사의 구체적인 예언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성취되었다(19, 25절).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 그러나 어느 왕이 이를 인정했을까?

마지막 반전이 있었다. 전세가 불리해진 것을 본 모압 왕 메사는 자신의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큰 진노)이 임했고” 그들은 다 이겨 놓은 전쟁을 포기하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27절).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이 본문은 해석하기 쉽지 않고 학자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Honeycutt이라는 주석가는 모압 군들이 그들의 왕이 맏아들까지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보고 죽기를 각오하며 반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 왕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한다(cf. 새번역). 전자의 해석은 엘리사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된다.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스스로 포기 했다는 뜻이 된다.




2. 엘리사의 기적(4:1-6:23)

본 단락은 엘리사가 행한 여러 기적들에 관한 회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들은 아마도 시대적 순서와는 상관없이 정리 된 것일 것이다.

(1) 마르지 않는 기름병(4:1-7)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기적이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두 아들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 상황이었다. 이 과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와 도움을 요청한다. 어떤 도움을 기대했을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인 기름을 그 빌린 그릇들에 채우라고 하였다.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빌린 모든 그릇이 다 찰 때 기름이 그쳤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7절)이라고 부른다. 엘리야에게 적용되었던 호칭(1:9)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대로 사용된다. 이 기적 이야기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을 요구하며 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기적(cf. 왕상 17:10-16)과 여러 공통점을 지닌다. 두 선지자는 상대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참여자의 믿음을 요구했다. 결과는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었다.

(2) 불임한 여인의 아이(4:8-17)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며 “세심하게 배려”하는 수넴 여인에게 그녀가 임신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9절) ‘내 주 하나님의 사람’(16절)이라 부르며 극진히 섬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아들은 없었다. 내년 이 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믿지 못하고 그저 “속이지 마옵소서”(16절)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로 엘리사는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독자들에게 알린다. 이번에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물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3) 죽은 아이를 살림(4:18-37)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그 여인의 아들이 자랐을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결국,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었다. 그 여인은 냉정하리 만큼 차분하게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나귀를 타고 갈멜산(24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그리고 괴로워하며 아들의 소식을 전한다. 자신이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고 “나를 속이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항변한 것이다(28절). 이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시켜서 엘리사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아이가 다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여인은 엘리사가 꼭 함께 갈 것을 간청한다(30절).

결국, 엘리사는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을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린다(34-35절). 이 일로 죽었던 아이는 살아나고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간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기적(cf. 왕상 17:17-24)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는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

여인의 작은 믿음(소망)이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같은 선지자를 보내심은 그들을 통해 죽어가는(죽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누가 이 ‘생명의 회복’을 경험했는가? 두 위대한 선지자의 등장은 이스라엘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정죄를 더욱 무겁게 한다. 후에 우리는 이방인(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

(4)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을 구함(4:38-41)

세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끓인 죽에 독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엘리사가 그 죽이 있는 솥에 밀가루를 넣어 독을 제거하고 무리들을 먹인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마라의 쓴 물을 고쳐 백성들로 마시게 한 사건(cf. 출 15:22-26)과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서 소금을 사용하여 물을 고친 일(cf. 2:19-22)을 떠올리게 한다. 계속해서 엘리사가 옛 위대한 선지자들과 비교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흉년’ 중에서도(38절)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다음 이야기와 함께 ‘먹이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의 궁핍과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분의 종들을 챙기신다.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길갈의 선지자 학교’를 더욱 든든히 세워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겠다고 하셨는데(왕상 19:18)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지 않았을까? 엘리사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과 마주치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낸 ‘선지자들의 선자자’였던 것이다(cf. 6:1-7).

(5) 빵 스무 개(4:42-44)

이번에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야기다. 이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임을 나타내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음식은 그 무리가 다 먹고도 남았다(cf. 43-44절). 엘리사의 이 기적은 특별히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준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참된 왕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다.

이야기에서 보리떡과 채소를 가져온 사람은 바알 살리사에 사는 사람으로 그의 ‘첫 열매’[빅쿠림]를 가져온 것이었다. 율법에 의하면 ‘첫 열매’는 성전에 드려야 하며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cf. 출 34:26, 레 23:20).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엘리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6) 나아만의 문둥병(5:1-27)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방인이 치료를 받고 ‘내부인’이 병을 얻는 이야기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던져 준다. 이야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야기는 나아만을 소개하며 시작된다. 나아만은 아람(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환자였다. 저자는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한다(1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과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노예로 잡아 온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이었다(3절). 나아만의 치료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지금 잡혀 온 계집 여아의 말을 듣고 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공식적으로 찾아간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 가기 전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중간에 아람 왕의 편지(자신의 장군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여호람)이 자신이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이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긴다(7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선지자(엘리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없는 지를 대조적으로 보여 준다.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한 소녀’(3절)와 대비되며, 잠시 후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15절)고 고백하게 될 이방인 장군과 대비된다. 여호람은 예전에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갔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으며 그의 예언으로 승리를 맛보기도 했었다(cf. 3:10-25).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잊은지 오래였다.

도리어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8절)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다.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은 나아만의 기대에 한 참을 미치지 못했다(11-12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세상의 권세자 앞에 위축되지 않았다(cf. 1:9-12). 그는 자신의 종을 통해 요단 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깨끗이 치료될 것이라는 말만 전한다(10절). 분노하여 그냥 돌아가려 했던 나아만은 그의 종들의 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고 깨끗하게 회복되었다(14절).

저자는 이 치료의 장면을 자세하게(드라마틱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고 “그 말대로” 되었다고 짧고 강렬하게 표현한다. 마치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와 불내림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한 것처럼(cf. 왕상 36-38) 말이다. 진리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자는 나아만의 믿음이나 순종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없다. 엘리사는 “씻으라”고 전했지만 그는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냥 “잠그기/적시기”만 했다.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태도를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아만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외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15절)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 예물을 전하고자 한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한다. 나아만은 ‘나름대로의 신앙고백’을 실천하기 위해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림몬 신당에서 어쩔 수 없이 절하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용서해주시기를 원하다고 고백한다(17-18절).

나아만의 이러한 요청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온 천하”에 그분의 이름을 알리신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 현대 선교학자들은 엘리사의 “평안히 가라”(19절)는 대답을 근거로 그가 나아만의 신앙과 그의 대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소위 ‘내부자 운동’(inside movement)을 지지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러한 이슈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아만이 여전히 당시의 종교적 풍습을 따라 “흙”을 가져가려고 했음을 기록한다(cf.17절,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그 지역 땅에 묶여있다고 믿었다).

저자의 시선은 게하시에게 향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갔던 이방인 장군과는 반대로 엘리사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게하시는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여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고 집에 감춘다(21-24절). 게다가 그는 엘리사 앞에서 마져도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엘리사는 정죄하며 나아만의 나병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미칠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대로 이루어 진다(26-27절).

(7) 물에 떠오른 도끼(6:1-7)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학교’의 무리가 더 많아지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부족해졌다. 이에 엘리사와 제자들은 새로운 거처지로 삼기 위해 요단에 이른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다. 당시는 철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기에 도끼는 매우 비싼 물건이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 기적은 사소한 기적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8) 시리아 군을 물리침(6:8-23)

이번에 엘리사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 개입한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전략들을 여러 번 ‘기적적으로’ 알아채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알려준다(8-10절).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한다(12-14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에게 “어찌합니까”라고 하며 두려워한다(15절). 그러나 엘리사는 항상 그렇듯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사환을 격려하며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16절).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사환은 곧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본다(17절).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에 더하여 엘리사는 기도로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들어간다.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도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cf. 21절 ‘내 아버지여’). 그는 왕에게 떡과 물로 아람 군사들을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 보내라고 한다. 왕은 그렇게 하였고 그 후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아람 땅에도 엘리사의 명성이 높아졌다.




3. 엘리사와 포위된 사마리아(6:24-7:20)

(1) 포위된 사마리아(6:24-33)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호의로 대하고 돌려 보낸 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6:23). 얼마 후 아람 왕 벤하닷[2세]은 온 군대를 모으고 전략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다. 오랜 포위로 인하여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 얼마나 심했던지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 똥(혹은 그만한 떡) 500ml가 은 5(세겔)에 팔릴 정도였다(25절). 그뿐 아니라 성 안에는 더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상소하기를 자신과 다른 여인이 서로의 아들을 잡아 먹자고 하여 자신의 아이를 먼저 먹었는 데 다음날 다른 여인의 아이를 먹으려 하니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것이다(28-29절).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인간성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던 심판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cf. 레 26:27-29).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냈던 엘리사만 원망하며 그를 죽이고자 한다(31절). 왕은 ‘굵은 베’옷을 입으며 종교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보였지만(30절)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는 사자를 엘리사에게 보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33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자(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할 그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의 형식적 회개는 “하나님의 시간(타이밍)” 앞에 잠잠할 수 없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왕이 보낸 사자가 오기 전에 그는 왕의 사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32절). 그는 이제 사자를 통해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2) 엘리사의 예언(7:1-2)

엘리사는 예언은 사마리아 성의 이 끔찍한 상황이 반전 되리라는 것이었다. ‘내일 이맘 때’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 평소 때처럼 거래될 것을 말한다(7:1, cf. 18절). 그러나 그 땡에 왕의 한 장관은 불신의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연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2a절). 엘리사 그 장관에 대해서도 예언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은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2b절). 저자는 이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 끝에서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그 성취와 불신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다(cf. 19-20절).

(3) 포위가 풀린 사마리아(7:3-11)

엘리사의 예언과 그 성취로 구성된 이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지를 다루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삽입된다. 이 작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하심이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하게 증거한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을 뿐이었으며(2, 12절, cf. 6:33)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위해’ 홀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는 ‘은혜의 복음’을 잘 표현해주며 우리가 해야 할 복음전도의 사명도 깨닫게 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 듣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놔두고 급히 도망하게 하셨다(16-17절). 그 남은 진영에는 먹을 것과 금은, 의복이 많았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람 군에 항복이라고 해보자라며 그 진영에 들어갔던 네 명의 나병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되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침묵하고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라”라고 하며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나병 환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왕궁’에 가서 알라자(9절)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지기들에게 말해야만 했다(10-11절).

(4) 엘리사의 예언 성취(7:12-20)

이 기쁜 소식에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기 전에 의심을 먼저 하며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12절). 그의 불신은 끝이 없다. 그의 고집대로라면 성 안의 모든 백성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정탐을 보내자고 하여 결국은 모든 상황이 확인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심판이 예언되었던 그 장관도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된다(16-17, 20절).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이스라엘 왕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엘리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cf. 8:4). 그러나 그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으며 결국,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만이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엘리사의 정치적 영향(8:1-29)

(1)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추억(8:1-6)

엘리사는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cf. 4:8-37).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해주면서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한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피신하여 블레셋에 거주했다(2절). 7년 후에 돌아온 여인은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에게 나아갔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방치된 땅은 정부가 관리하였다. 여인이 직접 왕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여인의 남편은 피신생활에서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왕으로 하여금 그녀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라 명하게 하셨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땅뿐만 아니라, 7년간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도 다 받게 되었다. 왕의 큰 호의를 입은 것이다(6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는가?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기 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사환(게하시)을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했다. 게하시는 그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마침 그때 그 여인이 들어와 호소했던 것이다(5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준다. 마치 소망 없던 나오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여인의 믿음은 전혀 강조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돌보심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한 개인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스라엘(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하였다.

(2) 엘리사와 시리아의 하사엘(8:7-15)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아람(시리아)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했었다(cf. 왕상 19:15).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말해 준다(13절).

그 과정은 이렇다. 엘리사는 다메섹에 가게 되었고 병들어 있던 아람 왕 벤하닷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총애 받던 신하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 가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찌 물으라고 한다(7-8절). 하사엘은 만난 엘리사는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가서 왕이 살것이라고 말하라하고 한다(10절).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운다. 왜 우는 지를 묻는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너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해칠 것이다”라고 말한다(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한다(13절, cf. 하사엘은 BC 842년경에 왕이 된다). 왕에게 돌아간 하사엘은 다음 날 ‘엘리사의 말을 의지하여’ 아람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15절).

하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왕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빌미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웠다. 엘리사는 왕을 죽이라고(혹은 “네가 죽일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상식적으로라면 그는 왕이 병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리라는 것이 예언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행할 모든 악”(12절)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악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셉을 판 형들이나 가룟 유다와같이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일 뿐이다.

(3) 유다 왕 여호람(8:16-24)

열왕기하 1장 17-18절에 기록된 ‘왕위 계승과 죽음’ 이야기가 이제서야 다시 시작된다. 유다와 여호람은 32세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공동통치를 시작한다. 여호람은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고 특별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그랬던 이유는 아합의 딸(아달랴)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18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위하여”(19절, cf. 왕상 15:4)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미 여호사밧 때부터 있었다.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cf. 왕상 22:43) 여호사밧은 경고를 받으면서도 북이스라엘과 교제했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정략결혼 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악한 우상숭배를 그대로 남유다로 가져오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속 경고하신다. 에돔이 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났고(20절) 블레셋의 변방의 성인 립나도 반역하였다(22절). 그러나 그렇게 여호람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4) 유다 왕 아하시야(8:25-29)

아하시야는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1년 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는 그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아달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아합의 집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27절). 남유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아하시야의 짧은 통치와 죽음은 그가 할아버지 때부터 끊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교제가 그 원인이었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했고 그때 요람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요람 방문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간다(29절). 아하시야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 의해 죽게 되는 데(9:27),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진다.




5. 예후의 이스라엘 정화(9:1-10:36)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특별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일로 인하여 심판이 선고되었지만 그의 겸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세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cf. 왕상 21:17-29).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왔다.

(1)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됨(9:1-13)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다(cf. 왕상 19:16). 그러나 엘리야는 어찌된 일인지(두려워서일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에게 이 임무를 맡긴다(1-2절). 그 제자에게 은밀하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후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3절) 그 임무가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엘리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만한 인물에게 이 일을 맡긴 것 같다(P. House).

그 제자는 길르앗 라못에 여러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던 예후를 만나 은밀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7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어서 아합의 온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바아사의 집과 같게 될 것이며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며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예언한다(8-10절). 그리고 급히 도망한다. 예후는 바로 이 예언을 수용한다(cf. 26절).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고 나왔을 때 왕의 신복들이 무슨 일인지 강청하며 묻는다. 예후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다 하자 무리는 급히 예후를 왕으로 추대한다(12-13절).

(2)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살해됨(9:14-26)

아마도 장관들은 현재 부상으로 인하여 이스르엘로 물러가 있는(15절) 여호람(요람)의 무능함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며 예후가 왕이 되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후는 반란의 소식이 이스르엘에 퍼지기 전에 병거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 간다. 이스르엘 망대의 파수꾼이 예후가 달려오고 있는 소식을 왕에게 알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 “평안하냐”라고 묻지만 두 번에 걸쳐 예후는 대답하지 않고 그 보낸 사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 도착한 예후는 요람을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다(21절).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하는 여호람(요람)을 활로 쏴서 심장을 뚫어 죽인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의 장관에게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한다(25절). 그러면서 예후는 예전 아합 왕을 모실 때 들었던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말한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26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진다.

(3) 아합의 사위 아하시야가 살해됨(9:27-29)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이 때 여호람왕을 문병와서 그와 함께 있었다. 반역 소식에 아하시야도 도망하였는데 예후의 군대가 뒤쫓아와 그를 쳤으며 결국, 므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역대하(22:9)는 예후가 그를 찾아내어 직접 죽였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다윗 성에) 묻어 주었다고 덧붙인다.

(4)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해됨(9:30-37)

요람과 아하시야를 처리한 예후는 이스르엘 성으로 들어온다. 이 때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높은 창문에서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하며 예후를 독한 말로 맞선다. 시므리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7일만에 죽은 사람이었다(cf. 왕상 16:8-20). 예후는 이세벨의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그녀를 내던지라고 말하고 이세벨은 던져져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33절). 그 후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장사해주려고 찾았지만 개들이 먹어치워서 그 시체의 ‘두골과 손발’외에는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cf. 9절, 왕상 21:23). 예후는 예전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며(36-37절, cf. 25-26절) 그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5) 아합의 자손들이 살해됨(10:1-11)

예후는 충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이어간다.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일 때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 70 아들들과 함께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 또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왕자를 앞세와 자신과 맞서싸우든지 아니면 그들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한다. 편지를 받아든 이들은 즉시 70명의 아들들의 머리를 담아 예후에게 보낸다(7절). 예후는 그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쌓아두어 온 백성이 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백성들 앞에 선포한다(10절). 이는 아울러 자신이 왕 된 것의 명분을 확실히 하는 일이었다.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11절).

(6) 아하시야의 친족들이 살해됨(10:12-14)

예후는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다. 그 길은 작은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난다. 예후는 이미 아하시야를 죽였었다. 그러나 그 무리는 반란이 일어났던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이세벨(태후)과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간다고 하였다(13절). 예후는 그들(42명)을 모두 잡아 죽였다. 예후가 아하시야의 형제들까지 죽인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7) 아합의 나머지 친족들이 살해됨(10:15-17)

예후는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었고 거기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그와 연합하여 아합에 속한 남은 자들을 진멸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17절). 여호나답(요나답)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꿈꾸며 경건한 삶을 유지하던 일종의 ‘순수주의적 종파(purist sect)’의 창시자다. 수백년이 흐른 뒤에도 그의 후손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이 그 선조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대조하며 남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신다(cf. 렘 35:6-19).

(8) 바알 숭배자들이 살해됨(10:18-28)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계책”을 쓴다. 예후는 자신이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니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섬기는 자들,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한다(18-19절). 이에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 바알 신당에 가득하였다(20절). 예후와 여호나답은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명한 뒤(23절), 80명의 호위병과 지휘관을 시켜서 그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25절). 그리고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불태우고, 신상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26-27절).

바알의 종교는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잠시동안) 사라진다.

“예후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바알 종교를 뿌리 뽑은 것은 그 시대에 현실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 엘리사는 시라아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면서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다(8:11-12).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함으로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의 번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록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가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지는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송병현)

(9) 예후가 시도한 개혁의 오점(10:29-31)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알 종교를 뿌리 뽑은 예후의 종교 개혁에도 아쉬운 점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것을 섬기는 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예후는 분명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열심”(16절)을 자랑했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오가게 할 수는 없었다.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에게 넘어갈 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저자는 예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29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31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집을 멸하는 일을 “바르게” 행한 것을 칭찬하시며 예후 가문의 왕위가 4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해주신다(30절). 이는 북이스라엘의 전체 9개 왕조(210년) 가운데 가장 오랜 통치 기간(약 100년)이었다. 예후가 금송아지까지 제거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낀다.

(10) 예후의 나머지 행적(10:32-36)

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으로 세움받은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들을 공격하고 빼앗는다(32-33절, cf. 8:12-예언). 예후는 28년을 통치하고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6. 유다의 여왕 아달랴와 여호야다(11:1-21)

(1) 아달랴의 반역(11:1-3)

예후에 의해 ‘아합의 집’이 멸절했지만 남유다에는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남아있었다. 이 아달랴에 의해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위협을 받게 된다.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죽음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처단하고(1절) 정권을 잡는다. 이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아하시야의 아들 한 명(요아스)을 살펴두신다. 아하시야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여호사브앗-대하 22:11)는 어린 요아스를 숨겨 성전에서 6년을 양육한다(2-3절).

(2) 여호야다의 쿠데타(11:4-16)

제사장 여호야다는 7년째가 되었을 때 7세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다윗 왕조를 회복하려는 계획을 추진한다. 먼저는 백부장들을 불러 맹세를 시키고 왕자를 보여 준다(4절). 그 후 각 군대별로 호위할 구역을 나누고(5-8절) 백부장들에게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준다(5절). 이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들이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12절).

‘왕 만세’의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녀의 편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한다(15-16절, cf. 9:33). 이렇게 그녀의 6년간의 비공식적인 통치는 끝이 난다. 이제 남은 일은 그녀가 그동안 열심히 퍼트린 바알 종교와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일이다(cf. 18절).

(3) 여호야다의 개혁(11:17-21)

여호야다는 왕 임명식의 연장으로서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뿐 아니라, 왕을 비롯한 백성과 여호와와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달랴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온 백성은 바알 신당을 헐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린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맛단)도 죽인다(18절). 이제 백부장들과 온 백성은 왕과 함께 성전에서 왕궁에 이르고 왕이 와좌에 앉는 모습을 본다(19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이에 온 백성을 기뻐했다. 이렇게 아댤랴의 폭정은 끝나고 온 성은 평온했다(20절).




7. 요아스의 개혁(12:1-21)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오랜 기간(40년)을 통치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바르게) 행했다(2절). 이 말은 그가 여호야다와 함께(혹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상숭배를 제거했기 때문에 주어진 평가이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사나 여호사밧 왕처럼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3절).

열왕기는 요아스에 대해 산당문제만 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다. 하지만 역대기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을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성전 뜰 안에서 죽이는 내용을 기록한다(cf. 대하 24:17-25). 역대기의 내용은 요아스가 마지막에 신복들의 반역으로 살해되는 것(cf. 20절)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준다.

요아스가 잘 한 일 중 하나는 성전을 수리하게 한 일이었다(cf. 대하 24:16).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훼손하였고(cf. 대하 24:7) 요아스는 일찍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은을 성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수리되지 않고 있었다(6절). 이에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왜 아직도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고 새로운 재정운영 정책을 제시한다. 그동안은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은들을 계산하고 관리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헌금이 곧장 회계로부터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기술자들에게 주어지게 한 것이다(7, 10-14절).

또한, 요아스의 통치 기간 중 있던 비참한 역사가 기록된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까지 공격하기 위해 오려고 했다. 하사엘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요아스는 역대 왕들이 드린 모든 성물들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친다(18절). 역대기는 아람군대의 공격을 요아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묘사한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처럼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대하 24:24).

역대기는 요아스가 마지막에 반역으로 살해되는 사건(20절)에 대해서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평가한다(cf. 대하 24:22, 25). 요아스의 종교개혁과 성전수리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의 타락은 그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다. 역대기에 의하면 요아스를 죽인 요사갈(사밧)과 여호사바드(여호사밧)는 각각 암몬과 모압 여인의 아들들이었으며, 요아스는 다윗 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cf. 대하 24:25-26).




8. 여호아하스와 요아스(13:1-13)

저자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두 왕, 예후의 아들과 그 손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먼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다른 많은 이전의 왕들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2절).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들을 섬기게 놔둠으로써 죄를 짓게 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써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다. 이 때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엘리사? cf. 13:14)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5절).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섬겼다(6절).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어려울 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데 여호아스는 더 큰 도움을 위해 또 다른 신까지 섬겼던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샀고 아람은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키다시피 하였다(7절).

여호아하스는 죽기 전 약 3년을 아들과 공동통치한다. 그 아들 요아스도 아버지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 “악을 행했으며 여로보암의 모든 죄 가운데 행하였다”(11절). 저자는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을 언급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14장(11-14절)에서 자세히 기록한다. 요아스의 예루살렘 공격과 성전 탈취(14:13-14)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큰 죄였다. 그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결코 좋을 수 없다.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며 일어났던 예언들은 그의 불신에 대한 심판이 된다.




9. 엘리사의 최후와 요아스(13:14-25)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통치 시대에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된다.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요아스는 엘리사를 방문한다. 그는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14절, cf. 왕하 2:12)라고 하며 엘리사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표현한다. 이 표현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실어줄 ‘구원자’(cf. 5절)의 소멸을 두려워하며 슬퍼했던 것 같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행위를 통한 예언을 한다. 먼저는 요아스에게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한 후 “이것은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며 왕이 아람을 멸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예언한다(17절). 이번에는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한다. 요아스가 세 번을 치자 엘리사가 ‘화내며’ 말하기를 “왕이 대여섯 번 쳤다면 아람을 멸하기까지 쳤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제는 왕이 세 번만 아람을 칠 것이라고 예언한다(19절). 엘리사가 화를 냈다는 말은 요아스가 화살들을 내려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왕은 아람을 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었으며 성취된다(25절).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의 죽음 이후 해가 바뀌었다. 한 번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압의 도적 떼를 보고 놀라서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21절). 엘리사(의 시체)를 통한 마지막 기적이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엘리사의 그동안의 기적들이 엘리사 자신이 아닌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 영혼과 살은 이미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보여 준다.

요아스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람을 세 번 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람 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다”(23절).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써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열세한 상황 속에서도 요아스의 군대는 아람군과 싸워 세 번을 쳐서 이기고 아버지 시대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아 회복하였다(25절).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당분간 경제적, 군사적 전성기를 맞게 된다.






VI. 이스라엘의 몰락(14:1-17:41)


1.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14:1-22)

유다와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바르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으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3-4절).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율법을 따라 죽이지 않았다(6절, cf. 신 24:16).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아마샤는 에돔을 치고 땅을 정복한 후 북이스라엘까지 치고자 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그의 교만을 지적하며 돌아가라고(10절) 경고 하지만 아마샤는 끝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게 되다(12절). 역대기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다루며 아마샤의 불신앙을 드러낸다. 이 때 아먀사는 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하여 에돔을 치려 했으나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 후 에돔과 싸워 이긴다. 그러나 그 용병들은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명도 죽인다. 한편,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한 후 그 땅의 우상들을 가져와 섬긴다. 그리고 그 일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cf. 대하 25:5-16).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패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요아스는 벧세메스에서 아마샤를 사로잡아 3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끌고 왔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포로들을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13-14절). 잡혔던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학자는 아마도 그가 요아스의 인질로 수년간 잡혀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어쨌든,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생존”하였다(17절). 그러나 결국, 그는 반역으로 인하여 살해당하게 된다(19절). 에돔의 우상을 숭배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cf. 대하 25:16).

아마샤는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웃시야)가 16세에 왕위에 오른다(21절). 학자들은 아사랴가 아버지와 약 25년(792-767년)을 공동통치 했으며 후에 아들 요담과 10년(750-740년)을 공동통치 했다고 본다. 아사랴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킨다(22절, cf. 16:6).




2. 잠시 동안의 부흥(14:23-15:7)

(1)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14:23-29)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41년) 다스린 왕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지 회복한다(25절). 이러한 국가적 부흥은 여로보암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다(26-27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25절), 부지런히 그분의 종들(아모스 선지자 등)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선지자들의 어떤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여로보암 1세와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의 백성들도 왕을 따라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24절).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는 부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60년 후에 앗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것을 알지 못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암 5:6, 24)고 외쳤다. 그러나 누가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는가!

(2) 유다의 왕 아사랴(15:1-7)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웃시야)가 16세에 왕이된다. 아사랴는 52년을 통치한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앗수르(아시리아)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3-4절). 저자는 아사랴에 대한 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기록한다(5a절).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그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며 그가 형통한 후에는 교만하여 져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그렇게 되었음을 분명히 전한다(대하 26:5,16). 나병환자가 된 아사랴는 10여년을 아들 요담과 공동통치를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5b절).




3. 이스라엘의 정치적 소용돌이(15:8-31)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긍휼을 베푸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기회 마저도 거부한 이스라엘은 불안전한 정국을 맞으며 쇠퇴해나가기 시작한다.

(1) 이스라엘 왕 스가랴(15:8-12)

예후 왕조의 제4대왕인 스가랴는 왕이 된지 여섯 달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 당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다(12절, cf. 10:30). 스가랴 왕도 이스라엘의 다른 악한 왕들과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9절).

(2) 이스라엘 왕 살룸(15:13-16)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된 살룸은 겨우 한 달 동안을 다스리다가 므나헴의 반역으로 살해된다. 므나헴은 이전 왕이었던 스가랴의 장관이었기에 디르사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주인의 원수를 갚고자 했을 것이다. 므나헴은 그 후 다메섹 동쪽의 ‘딥사’를 정복하는데 그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아이 밴 부녀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하였다(16절).

(3) 이스라엘 왕 므나헴(15:17-22)

잔인한 므나헴이 왕이 되어 10년을 다스렸다. 므나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18절). 그의 시대에 앗수르의 불(디글랏블레셀 III)이 거의 6년 동안 가나안 지역을 침략했다. 불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므나헴은 그에게 거액의 돈(은 천 달란트)을 주며 떠나가게 했다(19-20절). 당시 상황으로써 므나헴은 임기응변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앗수르의 강성과 억압은 계속 될 것이다.

(4)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15:23-26)

이제 그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다.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그 아버지와 동일했다(24절). 그는 통치 2년 만에 장관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브가히야를 죽인다(25절).

(5) 이스라엘 왕 베가(15:27-31)

저자는 베가가 2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20년은 실제 역사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틸리(Thiele)는 베가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므나헴의 경쟁자로서) 왕처럼 군림했던 시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북부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갔다(29절). 이때 베가는 아람과 연합군을 이루어 대항했으며 남유다에게도 연합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cf. 37절, 16:7, 사 7장). 북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베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28절). 결국, 베가도 호세아의 반역으로 살해되고만다(30절).




4. 유다의 정치적 연약함(15:32-16:20)

(1) 유다 왕 요담(15:32-38)

요담은 아버지와 약 10년의 공동통치를 한 후 6년을 홀로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33절). 그는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는 할아버지 요아스처럼 성전을 보수한다(35절). 역대기는 요담이 성벽을 보수하고 요새들을 건설하며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기록한다(cf. 대하 27:3-5). 한편, 앗수르를 맞서기 위해 아람과 연합군을 이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연합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cf. 16:7)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였다. 저자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표현한다(37절). 요담 왕의 시기부터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다(cf. 미 1:1).

(2) 유다 왕 아하스(16:1-20)

요담에 이어 왕이된 아하스는 16년간 통치하였지만 다윗과 같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2절).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유다 역사의 최악의 두 왕 중 하나가 된다. 그 다른 한 왕은 아하스의 손자 므낫세이다. 이 두 왕은 자기 아들을 모압의 신인 몰렉에게 번제로 바쳤다(3절, cf. 21:6). 또한, 산당들뿐 아니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4절). 이러한 우상숭배의 배경은 아하스가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 장의 구조를 보면 저자는 아하스 왕이 여호와 종교를 앗수르 종교로 대체한 점을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Cohn).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의 손에 붙이신다. 세 나라는 남유다를 공격하고 수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간다(cf. 대하 28:5, 8, 17-18).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운명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그러나 아하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징조’를 구하라는 데도 이를 거절한다(cf. 사 7:1-17). 그는 도리어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그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앗수르 왕(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다(7-8절). 앗수르 왕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9절, cf. 사 7:16, 암 1:5). 한편, 역대기는 앗수르 왕이 도리어 남유다를 쳤다고 말한다(cf. 대하 28:20-2, 사 7:20).

이 때 아하스는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12절, cf. 대하 28:23).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또한, 어리석기 그지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앗수르에게 패한 ‘아람 왕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뜻대로 제사 방법과 용도를 바꾸고 성전기구들을 마음대로 개조하고 부서버리기도 한다(15, 17절, cf. 대하 28:24). 성전에 있던 본래의 놋제단은 ‘이방 제사장들이 희생동물의 내장을 조사함으로 미래를 예측했던 식으로 점치는 데’에 사용한다(15b절). 역대기는 아하스를 ‘곤고 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자라고 평가한다(cf. 대하 28:22).

한편, 당시 제사장 우리야도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한 자였다. 그는 왕의 명령대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10-11, 16절). 남유다의 철저한 종교의 타락을 보여 준다. 남유다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BC 722년)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5.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킴(17:1-41)

(1) 이스라엘 왕 호세아(17:1-6)

유다 왕 아하스의 제12년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되어 9년을 다스린다.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다른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2절).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앗수르(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BC 727년)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치러왔을 때 호세아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3절). 그러다가 호세아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앗수르를 배반한다(4절). 그 당시 애굽은 앗수르의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이미 수차례 앗수르에게 패했었다. 호세아는 정치적으로도 오판한 것이다. 결국, 앗수르의 살만에셀은 호세아를 먼저 잡아 옥에 가둔 후 온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고가서 여러 지역에 흩어버린다(5-6절, cf. 23절, BC 722년).

(2)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17:7-23)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받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지말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된 것이다(cf. 23절, 18:12).

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우상숭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들을 숭배한 것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15절)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다(9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누차 경고하셨다(12, 15절).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고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부터 이방과 교제하며 결혼을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하였다(cf. 8절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음을 지적하며, 21-22절은 여로보암이 백성들로하여금 큰 죄를 짓게 했음을 지적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분향하였으며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섬겼다(9-11절). 또한,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일월성신과 바알을 섬겼다(16절). 심지어 몰렉 신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고(cf. 16:4) 복술과 사술을 행하며 “자신을 팔아” 악을 행했다(17절, cf. 왕상 21:20, 25).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cf. 13:23).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한(13-14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 앞에서 버리시고 쫓아 내신 것이다(18, 20, 23절).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다 지파를 남겨두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이 만든 관습을 따라 행했다(19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남을 수 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 때문이었다(cf. 8:19, 왕상 15:4).

(3)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함(17:24-41)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앗수르로 끌고가서 여러 지역에 흩었고 반대로 앗수르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24, 30-31절, 지도참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자(lion)들을 보내서 몇 사람들을 죽이셨다(25절). 이에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한 제사장을 그곳에 보내서 “그 땅 신(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게 했다(27-28절).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흩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 미래에 있을 복음을 통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로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사는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세운 제상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각기 자신들의 신들도 함께 섬겼다(32-33절, cf. 41절). 저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34절)고 평가한다.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약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야곱의 자손에게 하신 언약”(35절)을 따라 ‘오직 여호와만’(36, 39절)을 섬겼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VII. 유다의 몰락(18:1-25:30)


1. 히스기야의 의로운 통치(18:1-20:21)

(1) 히스기야의 여호와를 향한 마음(18:1-8)

히스기야는 후에 등장할 그의 증손자 요시아와 함께 남유다 왕들 중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다(5절, cf. 23:25). 그는 (므낫세와 함께)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하스의 아들로 25세에 왕이 되어 29년간을 다스렸다. (cf. 히스기야의 연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 송병현의 주석 참고 할 것.)

그는 지금까지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바르게) 행했고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 한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파괴하며 모세가 만들었던-숭배되고 있던 놋뱀도 부셨다(3-4절).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행한 성전정화와 성대한 유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개혁을 자세히 기록한다(cf. 대하 29-31장). 히스기야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일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자였으며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 받는다(5-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하셨으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7-8절). 이러한 표현은 다윗을 생각나게 한다(cf. 삼상 18:14, 19:8). 그는 담대히 앗수르를 배반하였다. 과연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세계 강대국 앗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남유다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해 준다.

(2) 사마리아의 함락(18:9-12)

히스기야 왕 제 6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함락된다(BC 722년). 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며 그 원인에 관해서 간략히 재진술한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12절). 이러한 반복적인 진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킨 히스기야의 신실함과 대조를 이루며 앞으로 남유다가 앗수르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을 암시해 준다.

(3) 시온의 구원과 미래(18:13-19:37)

앗수르의 산헤립의 공격과 히스기야의 승리 이야기는 이사야 36-37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

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달램(18:13-16)

BC 701년 히스기야 제14년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고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다(14절). 아시리아의 기록에는 산헤립이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를 점령했다고 나와있다. 산헤립은 아버지 사르곤(2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반역한 바벨론을 진압하고(BC 703년) 그 후 두로와 블레셋을 점령하고 애굽 군대까지 물리친 후 이제 유다의 반역에 보복하기 위해 침공한 것이다. 이제 남유다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은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산헤립에게 주며(15-16절)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② 아시리아의 돌변적 예루살렘 침략(18:17-37)

산헤립은 히스기야로부터 요구한 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히스기야 왕을 죽이라고 명령한다(17절). 그래서 그의 장관들은 대군을 이끌고 ‘윗못 수도’(기혼샘)에 이른다. 아마도 앗수르의 정책에 따라 반역한 종속국의 왕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미 두로의 왕도 교체된 상태였다.

앗수르의 장관 랍사게는 ‘대왕’ 산헤립을 대신하여 히스기야에게 할 말을 유다의 사신들(엘리야김, 셉나, 요아)에게 전한다. “너는 무엇을 의뢰하느냐?”(19절) “네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했느냐?”(20절) “‘부러진’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하느냐?”(21,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히스기야는 오직 예루살렘 제단만 남기도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느냐?”(22절) 앗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을 제거한 일이 ‘여호와’께 벌 받을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논리로 그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멸하려 왔다고 한다(25절).

유다의 사신들은 성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26절). 그러나 랍사게는 무시하며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다.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니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도 듣지 말라”(28-32절). 그러면서 만일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목숨을 살려 줄 뿐 아니라 ‘좋은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풍성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유혹한다(31b-32a절). 랍사게의 결정적인 속임수는 다음 말이었다. “어떤 민족의 신들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33-35절) 앗수르의 왕을 대언한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랍사게의 이러한 겁박에도 유다 백성들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히스기야가 이미 백성들에게 아무말로도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명령이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잠잠하길 배워야 한다. 만약 성 안의 백성들이 랍사게의 심리전으로 동요가 일어나 항복을 하거나 히스기야를 내어줬다면 상황은 순식 간에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몇 사람의 말에서부터 시작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cf. 민 11:1).

③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냄(19:1-7)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토로한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간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한다(4b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말을 들으셨으니 꾸짖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4a절). 이사야는 사신들에게 왕에게 전달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6절). “내가 한 영을 산헤립의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cf. 9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7절, cf. 36-37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

④ 산헤립의 메시지(19:8-13)

산헤립은 라기스에서 립나로 가서 거기서 립나와 싸우고 있었다. 한편, 구스 왕 디르하가(구스는 애굽을 정복하여 애굽의 제25왕조를 건설하였다. 디르하가는 25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다)도 앗수르와 싸우러 오고 있었다(9절).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빼내면서’(송병현)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속지말라는 것이었다(10절). 그러면서 앗수르에 멸망한 여러 민족의 신들이 그 나라들을 건지지 못했음을 강조한다(12절).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들의 신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조롱하고 있다(cf. 대하 32:19).

⑤ 히스기야의 기도(19:14-19)

이 편지를 받아 본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한다(15절).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편지)을 들으소서”(16절). 히스기야의 믿음은 확고했다. 앗수르 왕이 정복한 땅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으로 유다를 구원하여 천하 만국에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호소한다(18-19절).

히스기야는 이제 이 전쟁이 더 이상 자신과 산헤립의 대결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건 ‘하나님과 산헤립의 조상신들’(12절, cf. 37절-‘니스록’)과의 싸움임을 알았다. 또한, 그는 이사야가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7절)을 붙들고 있었을 것이다.

⑥ 하나님의 구속(19:20-37)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신다. “나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20절).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을 것이다.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비방했느냐? 너가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 모든 일은 내가 태초부터 정한 것이었고 내가 이룬 것이다. 너가 감히 나에게 분노하며 교만한 말을 뱉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짐승처럼 끌어다가 온 길로 돌이킬 것이다”(21-28절).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이 지금 껏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25절) 하나님을 향한 망언에 대해 분명히 벌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잠시 후 바로 성취된다(cf. 35-37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확증해 줄 “징조”를 말한다. 그것은 유다의 생존뿐 아니라 회복과 번성이다(cf. 29-30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31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34절). 그날 밤 ‘여호와의 한 사자’가 앗수르의 군사 185,000명을 죽였다. 전염병이었을까? 어쨌든, 엄청난 숫자의 군사를 잃은 산헤립은 부끄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32, 36절, cf. 대하 32:21). 이렇게 유다 역사상 최대의 위기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써 복으로 바뀌며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cf. 대하 32:23).

고대 근동 자료에 의하면 산헤립은 예루살렘 공략 후 20년을 더 통치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가나안 지역으로 진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칼로 쳐죽임을 당한다(37절, cf. 7절, BC 681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를 위한 도피성이나,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이방 신들의 ‘거룩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송병현)

(4) 히스기야의 기적적인 회복(20:1-11)

‘그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cf. 바벨론 문서를 근거로 봤을 때 히스기야가 병 든 사건은 산헤립의 공격 전에 있던 일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건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을 것이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한다(1절). 이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3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6절)고 말씀하신다. 생명의 15년 연장은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cf. 사 38:10-20 히스기야의 시) 동시에 예루살렘의 생명을 연장시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신이 삼일 만에 병이 다 나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징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8절).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소원대로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고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정말로 십도 뒤로 물러났다(10-11절, cf. Keil은 이 기적을 일식이나 월식 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의 징표를 거부했던 ‘아하스’와 대조되며 히스기야의 믿음을 강조한다. 그는 구한 대로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5) 바빌론에서 온 사절단(20:12-21)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는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며 사절단을 보낸다. 역사적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 때는 늦어도 BC 702년일 것이다(cf. 브로닥발라가 BC 703/702년에 산헤립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유다처럼 앗수르의 지배권 아래 있었기에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다(13절). 그 후 히스기야는 자신을 책망하기 위해 온 이사야에게 자신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하며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한다(14-15절).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음과 히스기야가 교만했음을 지적하며(cf. 대하 32:25, 29),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고 설명한다(cf. 대하 32:31).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졌던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리라는 것이다. 즉 바벨론의 공격과 포로를 예언한 것이다. 히스기야의 아들/자손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18절, cf. 사 39:7, 대하 33:11-13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됨).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편, 자신의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가 없으니 다행이라는 식으로 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19절, cf. 대하 32:26 - 회개함). 실망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히스기야가 아주 이상적인 왕이었지만 이미 예정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회고한다.”(송병현)




2.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21:1-26)

(1) 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21:1-18)

히스기야는 지금까지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다(cf. 18:3-5).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므낫세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힌다. 히스기야와 10년정도 공동통치를 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퇴보를 보았다(cf. 20:19). 문제는 므낫세가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기간을 통치하며 이스라엘(남유다)의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cf. 9, 11절).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는 히스기야와 다르게 친앗수르 정책을 폈다. 이 말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했음을 가늠하게 해 준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이며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심을 분명히 한다(cf. 23:26, 24:3).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6b절).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으며(한때 앗수르의 왕은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18:22, 25),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다(5, 7a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한 곳이었다(4, 7b절). 또한, 그는 유다의 또 다른 악한 왕 아하스처럼(cf. 16:3)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증대시켰다(6a절, cf. 레 18:21, 신 18:9-13). 므낫세의 우상숭배에 대한 저자의 진술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적은 17장(7-17절)의 내용을 빠짐없이 다룬다. 이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저자는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다시는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꾐’에 받아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고 한다(8-11a절). 매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것처럼 왕이 우상숭배를 하면 그 왕은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11b, 16a절). 므낫세가 바로 그일에 최고가 된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다(12-13절).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아오셨다. 출애굽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왔고(15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다(10절). 그러나 이스라엘(남유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므낫세에 대한 추가된 고발은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했다는 것이다(16b절). 유대인의 전승(‘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은 그가 이사야를 톱으로 두 동강을 내서 죽였다고 한다.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유다를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므낫세의 ‘무죄한 자의 피’를 가득한 사건때문이라고 지적한다(24:3). 이처럼 그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다. 그는 죽어서도 다윗의 성에 장사되지 못했다(18절).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역대기는 이 악한 왕이 겸손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가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 명령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cf. 대하 33:12-17).

(2) 유다 왕 아몬(21:19-26)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의 행함같이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20-21절). 그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의 신하들은 반역하여 그를 죽였고 아몬의 통치는 2년 만에 끝이 난다. 백성들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야(8세)를 왕으로 세운다(24절). 암몬을 살해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앗수르의 통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나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cf. 역대기에서 므낫세가 말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역대기는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처럼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했다’고 지적한다-대하 33:23).




3. 요시야의 의로운 통치(22:1-23:30)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다.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선한 왕’을 보내신 것이다(cf. 23:25). 요시야는 약 300년 전 분열왕국이 시작될 때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인물이었다(cf. 왕상 13:2). 저자는 22장과 23장에 걸쳐 그의 종교개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히스기야의 개혁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이 단락에서 ‘언약 갱신’(23:1-3)은 그 중심을 이룬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의 제13년째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지런히 활동했다는 사실이다(cf. 렘 25:3).

(1) 요시야의 통치 요약(22:1-2)

요시야는 암살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8세에 왕위에 올라 31년을 다스린다(BC 640-609년). 이 시기에 앗수르는 바벨론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BC 612년 니느웨가 함락되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2절, cf. 23:25). 역대기에 의하면 그는 직위 8년째에 비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며 12년째에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cf. 대하 34:3).

(2)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됨(22:3-13)

요시야는 왕이된지 18년째(26세)에 서기관 사반을 총책임자로 하여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하여 성전 수리를 추진한다. ‘사반’의 가문은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한다. 그중에 그의 아들 아히감과 엘라사(cf. 렘 26:24, 29:3) 그리고 그의 손자 그달리야(cf. 25:22, 렘 39:14, 40:7)가 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명하면서 선왕인 요아스가 세워놓은 전례대로(cf. 12:6-15) 백성이 낸 헌금을 직접 작업자들에게 주어 수리를 하게 했다. 또한, 그 맡은 바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계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었다(4-7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며 건넨다. 율법책은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발견된다(cf. 9절, 대하 34:14). 사반을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 앞에서 읽는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 애통한다(11절, cf. 19절).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고 한다. 그 “율법”[토라] 두루마리는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이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들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고 확신했다(13절).

(3) 여선지자 훌다가 율법을 해석함(22:14-20)

왕의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다. 그들은 왜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를 나두고 훌다를 찾아갔을까? 학자들은 많은 추측을 하지만 그저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주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16-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겸비’와 ‘통곡’을 칭찬하시며 그가 유다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0-20절, cf. 23:29).

(4)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함(23:1-27)

① 요시야의 언약 갱신(23:1-3)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이 ‘사형선고’를 받았음(22:16)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을 불러 놓고 회개와 순종을 표현하는 언약 갱신을 추진한다. 히스기야 왕 같았으면 “내가 사는 날에 재앙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cf. 20:19, 22:20). 요시야는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그들로 듣게 한다. 온 백성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게 된다. 이어서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3절)고 말하며 언약을 맺는다. 온 백성은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화답한다. 역대기는 백성이 요시야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cf. 대하 34:33).

② 우상과 이교적 물건들 제거(23:4-14)

이어서 왕은 언약에 따라 성전과 유다 땅에 있는 각종 우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먼저는 성전에 들여놨던 우상들(바알, 아세라, 일월성신)을 헐고 그 모든 그릇들을 꺼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한다(4, 6, 14절). 또한,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곳)을 헐고(7절), 므낫세를 포함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성전에 세운 제단들을 헐었다(12절).

그리고 유다 전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헐고 산당과 여러 우상들의 제사장들을 폐했다(5, 8-9절). 몰록과 태양신,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모스와 밀곰을 위한 제단들도 다 더럽히고 허물어 버린다(10-11, 13절). 제단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cf. 10, 13, 16절)은 그곳을 부정하게 함으로 다시는 제사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개혁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요시야의 북 왕국 개혁(23:15-20)

요시야는 또한, 옛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까지 제거함으로(19절) 미래의 유혹들까지 확실하게 제거한다. 그는 성전에서 꺼내 불태운 이방제사 그릇들의 재를 벧엘로 가지고 가게 해서(4절) 그곳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을 더럽게 한다. 또한, 벧엘 근처에 있는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가져온 뼈를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한다(16절, cf. 대하 34:). 그뿐만 아니라, 벧엘의 제사장들까지도 제단 위에서 죽이고 불사른다(20절). 이 일은 특별히 300여년 전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해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다(cf. 왕상 13:2). 요시야는 그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그대로 보존하게 한다(17-18절).

④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23:21-23)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신 16:1-8)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게 한다.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도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지만(cf. 대하 30:1-27) 저자는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말한다. 역대기에서는 이 유월절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리’도 함께 한 것임을 암시해 준다(대하 35:18, cf. 대하 30:11).

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과 유다의 운명(23:24-27)

요시야의 개혁은 일시적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그의 열심은 바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24절). 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전무후무한 왕이었다(25절). 그러나 그의 열심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저자는 그 이유가 므낫세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6절). “요시야의 의로움으로(심지어 그의 백성들의 의로움으로도) 므낫세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한’ 성전까지도 버리시기로 하셨다(27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을 향하여 간다.

(5) 요시야의 통치 요약(23:28-30)

요시야는 애굽 왕(바로 느고)이 앗수르 왕을 치려고 북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를 막아서서 싸우다가 전사한다. 당시 정세로 보면 이미 앗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수세에 밀리고 있었고 애굽은 유다의 위협이되는 앗수르를 도우러 올라가고 있었기에(cf. 한글성경에는 29절에 “치고자”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앗수르 왕“에게”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시야는 무모한 것 같지만 애굽과 싸움을 시도한 것이다(cf. 대하 35:20-22).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다(cf.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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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다의 정치적・도덕적 쇠퇴(23:31-24:20)

이후에 나오는 네 명의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유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

(1) 유다 왕 여호아하스(23:31-34)

요아스가 죽은 후 백성들이 여호아하스(살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다(30절). 그러나 북상하던 애굽의 군대가 유다로 진군해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 애굽으로 끌고 간 후 거기서 죽인다(34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예언되었던 바였다(cf. 렘 22:10-12).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에게 벌금을 내게 하고 임의로 다른 왕(요아스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세운다. 바로 느고는 자신의 권위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다. 유다는 이때부터 자치권을 잃은 것이다.

(2) 유다 왕 여호야김(23:35-24:7)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하스를 대신해 애굽의 왕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의 명대로 은과 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한다(35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백성들에게 ‘압박과 포악’을 행하며 아버지 요시아와 다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의 죽음에 관해 예언한다(cf. 렘 22:13-19). 여호야김은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도 한다(cf. 렘 26:1-24, 36:20-26). 그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11년을 통치했다.

BC 605년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가나안까지 진군한다. 이에 여호야김은 바로 항복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cf. 단 1:1-5). 3년 뒤 여호야김은 애굽의 부활을 기대하며 바벨론을 배반한다. 그러나 정치적 오판이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일부 군인을 파견해서 시리아, 모압, 암몬 군대들과 함께 유다를 치게했다(2a절). 성경 저자는 이 전쟁에 대해 신학적 설명을 덧붙인다. 이 일은 므낫세의 죄, 그리고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쳐서 멸하시려 하신 것이었다(2b-4절).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여호야김은 죽었다(cf. 대하 36:6). 그가 암살된 것인지 느부갓네살이 직접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 아들(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바벨론은 이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7절).

(3) 유다 왕 여호야긴(24:8-17)

여호야긴은 BC 598년 18세에 왕이 되어 석 달간 다스렸다. 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왔을 때 신속히 항복하고 “관대한” 대접을 받는다.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취하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 그릇들을 다 파괴하였다(13절).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 곧 여호야긴과 왕족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만 명의 용사들,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 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다(cf. 겔 1:1-3). 오직 그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14절).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맛디야(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17절). 여호야긴(여고냐/고니야)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cf. 렘 22:25-27).

(4) 유다 왕 시드기야(24:18-20)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며 여호아하스의 동생이었다(cf. 23:31). 그는 BC 597년에 왕이 되어 유다가 망한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11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요시아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 저자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며(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 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20절).




5. 바빌론의 유다 파괴와 여호야긴 이야기(25:1-30)

유다의 멸망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52장에 거의 그대로 등장한다. 다만, 예레미야서에는 총독 그달랴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레미야 저자가 본 단락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확정할 확실한 증거는 없다.

(1) 유다 왕 시드기야(25:1-7)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cf. 렘 27:17, 38:17)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였다(24:20, cf. 대하 36:12-13). 이에 바벨론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로 올라왔으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다. 이때가 시드기야 제9년이었다. 예루살렘 성은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성벽이 무너지며 정복되고 만다(1-4a절, BC 586년). 시드기야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 재빨리 도망을 쳤지만 결국, 잡히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간다(4b-6절).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어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7절).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cf. 겔 12:10-14).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감옥에서 살았다(cf. 렘 52:11).

(2) 예루살렘 파괴(25:8-17)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후(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까지 불태웠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cf. 성벽은 140년 동안 방치된다) 성 중에 남아있던 자들을 ‘비천한 자’만 남겨두고 모두 잡아갔다. 상징적이지만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 ‘비천한 자’(24:14, 12절)가 그곳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를 전해 준다. 최후의 심판 날에도 하나님 앞에 ‘비천한/가난한 자’만이 심판을 견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위대장은 성전에 남아 있던 기구들을 파괴하고 가져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특별히 저자는 솔로몬이 만든 놋으로 만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다고 언급한다. 예레미야는 이 남아 있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도 예언했으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이곳에” 되돌려 두시리라는 것도 예언했다(cf. 렘 27:19-22).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이 성전이라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버릴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cf. 왕상 9:7, 왕하 23:27).

(3) 바빌론으로 끌려감(25:18-21)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관료들을 모두 사로잡아 느부갓네살에게 데리고 갔다. 그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스라야로 그는 힐기야의 손자(22:4, 8)이며 에스라 선지자의 조상(에 7:1)이다. 왕은 그들을 립나에서 모두 죽였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숫자를 기록한다. BC 597년에 3,023명, BC 586년에 832명, 그리고 BC 582년에 745명 등 모두 4, 600명이었다(cf. 렘 52:28-30). 24장 14-16절에서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18,0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한 숫자일 것이다.

(4) 유다 총독 그달리야(25:22-26)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22:12)의 아들 그달리야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 그곳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관할하게 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에 피신해있던 많은 유다인들이 그달리야에게 나오기 시작했다(cf. 렘 40:11-12). 그달리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라고 유다인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칠월’에 왕족 중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과 함께 그달리야를 암살하고 그달리야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바벨론) 사람을 죽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나와있다.

이 일 후에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고 갈대아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한 유다 군대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하였다(cf. 렘 41:16-18).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 어떤 학자들은 그달리야의 암살이 BC 581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하며 그 이유로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로 포로를 강제이송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포로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칠월’ 그달리야의 죽음을 애통하며 매년 금식을 했다(cf. 슥 7:5, 8:19).

(5) 여호야긴 이야기(25:27-30)

열왕기의 마지막은 특이하게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로 마친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만에(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므로닥에 의해 풀려난다. 에윌므로닥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의 죽는 날까지 양식을 공급해주었다. 이러한 결론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한 줄기 소망을 남겨준다(렘 23:5-6, 30:8-9, 21, 33:14-17).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이 이미 현실로 드러난 것처럼 그가 예언한 회복도 때가 되면 현실이 되어 포로민들을 찾아올 것이다.”(송병현)









역대기서

성경 해설


역대기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역대상과 역대하는 본래 한 권이며, 아담에서 시작하는 족보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 창조와 연결한 뒤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포로와 귀환까지 재조명한다. 역대상은 1–9장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 다윗의 통치, 언약궤의 이동, 성전과 예배를 위한 준비에 집중한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단순한 반복이나 누락 자료의 보충이 아니라, 포로 이후의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예배와 소망을 회복하도록 과거를 선택적으로 다시 들려주는 신학적 역사다.




2. 책명

히브리어 전통의 책명은 ‘그 날들의 말씀/사건들’을 뜻하며 시대의 기록 또는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헬라어 칠십인역은 이 책을 ‘빠진 것들’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역대기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빠진 내용을 채우는 부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역대기’라는 명칭은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담는다. 상·하 구분은 후대의 두루마리 분할에서 생겼으며 본래는 한 작품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와 연결하지만 직접 확증할 증거는 없으므로, 보통 최종 저자를 ‘역대기 저자’라 부른다. 저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뿐 아니라 족보, 왕실 기록, 선지자들의 기록과 여러 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힌다. 고레스의 칙령과 포로 이후 여러 세대에 이르는 족보를 포함하므로 최종 형태는 주전 5세기 후반 또는 4세기 무렵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의 선택과 신학적 강조는 역사를 꾸며 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과거가 포로 이후 공동체에 주는 언약적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다윗 왕도 정치적 독립도 없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 살았고, 재건된 성전도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긴 포로 생활과 흩어짐은 그들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묻게 했다. 역대상은 아담에서 귀환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족보와 다윗의 성전 준비를 통해 그들이 우연히 남은 소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과 언약의 역사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성전 예배와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도록 격려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9장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이스라엘 열두 지파, 특히 유다와 다윗의 계보를 거쳐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제시한다.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의 결과로 해석한다. 11–20장은 다윗의 즉위와 용사들, 언약궤의 예루살렘 이동, 다윗 언약, 전쟁과 승리를 다룬다. 21–29장은 인구 조사와 성전 터의 확정, 레위인·제사장·찬양대·문지기와 관리의 조직, 성전 재료와 설계의 준비,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권면과 백성의 헌신을 기록한다. 다윗의 통치는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사명을 넘기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역대상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속성에 관한 신학적 선언이다. 역사는 아담에서 시작되므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열방과 분리된 민족 신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속한다. 유다와 다윗, 레위인과 제사장, 귀환민을 강조하는 족보는 약속과 예배의 계보가 포로로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명단에서 이름 없는 집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대와 심판을 지나 실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다는 증언을 읽어야 한다.

다윗은 역대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자 성전 예배의 준비자로 두드러진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찬양과 제사장·레위인의 직무를 조직하며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설계와 재료를 준비한다. 그러나 저자는 웃사의 죽음과 인구 조사 심판을 기록하여 다윗을 죄 없는 이상적 인물로 만들지 않는다.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왕과 공동체는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와 제사를 통해 은혜를 구해야 한다(13:7-14; 15:2, 13; 21장).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역대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아들을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있다(17장).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지만 전쟁의 시대에서 성전의 안식으로 넘어갈 길을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아들로 지명된다. 왕권과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예배가 이 약속 안에서 연결된다. 포로 이후 다윗 왕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 언약을 다시 들려준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으며 약속하신 통치를 장차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였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역대상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과 유다를 거쳐 다윗에게 이르는 계보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세계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자리함을 보여 준다. 신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에게 연결하여 이 오래된 약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에 이르렀음을 밝힌다(마 1:1-17; 눅 3:23-38). 다윗이 성전과 예배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했듯이, 그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모으신다. 역대상의 복음적 방향은 다윗 개인의 모든 행동에서 예표를 찾는 데 있지 않고, 보존된 계보와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 다윗의 자손 예수께 이어지는 데 있다.




9. 읽는 방법

역대상을 읽을 때는 긴 족보를 건너뛰지 말고 아담에서 귀환민까지 이어지는 큰 방향과 유다·다윗·레위 계열의 강조를 살펴야 한다. 사무엘서와 다른 세부와 배열을 곧바로 모순이나 역사 왜곡으로 판단하지 말고, 역대기 저자가 포로 이후 공동체에 필요한 정체성·예배·다윗 언약을 부각하기 위해 자료를 선택하고 배치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윗의 긍정적 묘사를 무비판적 영웅화로 읽지 말며, 성전 준비와 조직을 현대 교회의 건축·행정 성공 공식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핵심은 하나님을 정하신 말씀대로 찾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의 예배를 준비하는 언약 백성의 소명이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역대상·하 서론 및 역대상 본문 해설; 마틴 셀만, 『역대상』;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2권 역대기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역대상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이스라엘의 지파(대상 1:1-9:44)


1. 아담에서 에서까지(1:1-54)

아담에서 에서까지의 족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족보는 아담(1절), 노아(4절), 아브라함(28절), 이스라엘(34절, 2:1)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삼고 있다. 족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담으로 제시하는 것은 대담한 신학적 진술이다.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는 많은 이름들이 선택적으로 나열된다. 야벳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서쪽 이웃들이고(야완=그리스, 5절, 깃딤=고레스, 7절), 함의 자손은 북아프리카(구스=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이집트, 8절)와 시리아/팔레스타인을 포함한다(cf. 13-16절). 셈의 자손은 동쪽에 살았다(엘람=고대 페르시아, 앗수르=아시라아, 17절). 노아의 자손은 총 71명으로 제시된다(야벳의 자손 14명+함의 자손 31명+셈의 자손 26명. cf.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비교하면 함의 자손 중 블레셋이 추가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29-31절)를 먼저 다루는 것과 첩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손(32-33절)을 다루는 것은 독특하다. 에서와 에돔에 대한 긴 족보(35-54절)는 아브라함의 폭넓은 가족에 대한 축복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다.에서의 직계 자손 16명(34-37절)+에돔의 원주민인 세일의 자손들 35명(38-42절)+에돔의 왕들과 족장들19명(43-54절)을 합하면 총 70명이 된다. 이는 충만한 수를 나타낸다.




2. 이스라엘의 지파(2:1-9:1)

다음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일부 자파에게는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만(유다, 레위), 어떤 지파들은 거의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단, 납달리). 그리고 전체 구조에서 레위 지파는 중심을 차지한다.

(1) 이스라엘의 아들(2:1-2)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2-8장의 표제에 해당한다. 이름의 순서는 단의 위치만 빼고 창세기 35:23-26의 순서를 따른다.

(2) 유다 지파(2:3-4:23)

① 유다에서 헤스론까지(2:3-8)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족보는 제일 먼저 나오고 다른 지파보다 광범위하게 다뤄진다. 이는 다윗 혈통의 중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족보의 교차 대구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언급한다(3절).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3절, cf. 창 38:7). 이는 앞으로 남유다의 열왕들의 평가에서 반복되는 문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왕들을 벌하실 것을 암시해 준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 중에 임의로 베레스를 택하여 다윗의 가계로 만드신다(베레스-헤스론-람-나손-살마-보아스-오벳-이새-다윗, 5-15절, cf. 룻 4:18-22). 세라의 자손 중에는 아간(아갈)이 있었다(7절). 그의 이름(아갈=‘괴로움’)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합 왕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범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이다.

② 람의 자손(2:9-17)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6대로 정리된다(cf. 룻 4:19-22). 15절에서 다윗은 일곱째로 언급되는 데 이는 사무엘상(16:10-13, 17:12-14)에서 여덟째로 언급되는 것과 상이하다(cf. 대상 27:18-엘리후의 이름이 누락됨, 아마도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③ 갈렙의 자손(2:18-24)

18절에 언급되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글루배? cf. 2:9)은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과는 다른 인물로 성막 건축가 (cf. 출 31:2) 브살렐을 언급하기 위해 등장했다(20절, cf. 19절의 훌을 모세를 도왔던 훌로 보기도 한다-출 17:10). 브살렐은 다윗과 매우 다른 시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다윗 왕조와 성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④ 여라므엘의 자손(2:25-41)

유대 남방에 살았던 여라므엘 가문의 족보에 대한 정보를 주는 유일한 곳이다. 이 이름들 가운데 어떤 이름도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초점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엘리사마에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분명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34절의 세산은 아들이 없었는데 자신의 애굽 종을 딸에게 주어 아들(앗대)을 낳게 함으로 대를 잇는다(35절, cf. 31절의 ‘알래’는 앗대와 동일인으로써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⑤ 갈렙의 그 이상의 자손(2:42-55)

이 내용은 2:18-24을 잇는다. 그러나 이 족보는 이미 제시된 족보와 완전히 다른 라인을 정리한다. 여기에 언급되는 ‘아버지’는 각 지역의 ‘지배자/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송병현). 49절에 언급된 갈렙은 여호수아 시대의 그 갈렙이다. 55절에 이방 족속인 겐 종족이 언급된 것은 아마도 훗날 그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에 흡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cf. 삿 1:16, 4:11).

⑥ 다윗의 왕족 혈통(3:1-24)

다윗의 혈통은 유다 족보의 중심이다. 2:10-17에 이어 다윗의 자녀들(1-9절), 이스라엘의 왕들(10-16절), 포로기 이후의 세대(17-24절)가 소개된다.

다윗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사무엘하 3:2-5, 5:14-16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길르압 대신 다니엘(1절), 삼무아 대신 시므이, 밧세바 대신 밧수아(5절)라 불린다. 엘리벨렛(6절)과 노가(7절)의 이름이 추가 된다(cf. 삼하 5:14-16). 솔로몬은 넷째로 묘사되는 데(5절) Johnstone이라는 학자는 솔로몬이 핵심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를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중심에 놓았다고 본다. 즉 9명의 아들(유다에서의 아들들 6명+밧세바의 아들 3명) + 솔로몬 + 이스라엘에서의 아들들 9명.

Johnstone은 아담부터 요시아까지를 총 49대로 정리한 것을 주목한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1:1-4),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1:24-27), 이삭에서 람까지 6대(1:34-2:9), 람의 아들 암미나답부터 이새까지 6대(2:10-12), 그리고 솔로몬부터 요시야까지 16대(3:10-14)이며, 여기에 다윗을 더하면 총 49대가 된다. 이는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노예가 자유하게 되는 희년을 연상케하며 요시야 이후 이집트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준다.

요시야에서 포로기에 이르는 다윗의 자손은 14대로 정리한다. 저자는 자기가 살던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후손들의 일부를 이곳에 나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포로기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요시야의 아들들 중 요하난(15절)은 열왕기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데, 아마도 그는 어려서 죽었을 수 있다. 여호아하스는 살룸(15절)으로, 여호야긴은 여고냐(16절)로 불린다. 살룸은 요시아의 막내로 묘사 되는데 요시아의 아들들의 통치 연대를 살펴볼 때 논란이된다. 살룸-여호야김-여고냐(16절)-시드기야(15절) 순이다.

포로기 이후 세대의 목에서는 포로 귀환을 이끈 스룹바벨의 이름이 중요한데 그는 브다야의 아들로 불린다(19절). 그러나 에스라(3:2), 느헤미야(12:1), 학개(1:12)에서는 스알디엘(17절)의 아들로 불린다. 이는 아마도 일찍 죽은 스알디엘을 대신해 브다야가 족장이 된 것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것일 것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의 이름(20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무술람(‘회복되다/대가를 치렀다’), 하나냐(‘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슬로밋(‘평화’), 하수바(‘존귀하게 여김’), 오헬(‘[하나님의] 장막’), 베레갸(‘여호와가 축복하다’), 하사댜(‘여호와는 사랑이다’), 유삽헤셋(‘언약적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낫살(18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을 이끈 세스바살(스 1:8-11, 5:13-16)일 것이다.

⑦ 유다의 그 이상의 자손(4:1-23)

2장에 이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어간다. 4장에 나오는 정보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은 여섯 단락으로 구별된다. ① 갈렙(갈미)의 아들 훌(2:19)의 자손(1-4절)과 헤스론의 아들 아스훌(2:24)의 자손(5-8절) ② 야베스(9-10절) ③ 글룹(11-12절) ④ 그나스 사람 옷니엘과 갈렙(13-16절) ⑤ 그 밖의 덜 알려진 무리들(17-20절) ⑥ 유다의 아들, 셀라(21-23절, cf. 2:3).

2절의 ‘소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정착한 곳 중의 하나로 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족보이다(cf. 느 11:29). 3절의 에담의 조상(아버지)은 2장 51절 이하로 아들들의 이름이 생략된 “하렙”이다(cf. NAS, ESV). 10절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 언급한다.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그가 “부르짖었고[카라]”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허락하셨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cf. 5:20-22). 13절의 옷니엘은 갈렙(15절)의 조카이다(cf. 수 15:17, 삿 1:13). 그들이 속한 그나스 사람들은 점차 유다에 통합된 보다 작은 종족 가운데 하나였다.

17절의 에스라는 ‘에스라서’의 에스라가 아니다. 18절에 ‘바로의 딸’이 언급된다. 유다 가문에 애굽 여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19절의 그일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이 정착한 곳이기도하다(cf. 느 3:17-18).

(3) 시므온 지파(4:24-43)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내에 있는 성읍들을 분배받았다(cf. 수 19:1-9). 이런 이유에서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을 것이다(cf. 31절). 24절에 나오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는 다른 인물이다. 그의 가문은 시므온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이다. 28-31절은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기업으로 받은 13개의 성읍)를 기록한다. 그러나 느헤미야서(11:25-29)와 여호수아서 15장(21-32절)에 의하면 이 성읍들이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다. 32-33절은 시므온 자손의 또다른 거주지를 언급한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들(34-38절)과 함께 그들이 서쪽(39-41절)과 남동쪽(42-43절)으로 확장되어 나갔음을 설명한다. 이는 야곱의 예언대로(cf. 창 49:5-7)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했음을 보여 준다(41, 43절).

(4) 트랜스 요르단 지파(5:1-26)

① 르우벤 지파(5:1-10)

고대 근동에서 상속 관습은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장자 상속권은 오직 부모에게 범한 중죄에 대해서만 박탈당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건(cf. 창 35:22, 49:3-4)으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겼다. 그러므로 요셉은 장자로서 두 배의 몫에 해당하는 땅(에브라임, 므낫세)을 분배 받았다. 그러나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로서 족보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역대기는 이처럼 장자들이 좌천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데(cf. 2:3, 26:10)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는 권리보다는 특별한 은혜의 문제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가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출 4:22)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절의 요엘이 어떻게 연결되는 지 알 수 없다. 5절의 ‘바알’이라는 이름은 르우벤 지파가 우상숭배했음을 암시해 준다(cf. 25절).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앗수르 왕(디글랏빌레셀3세)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를 사로잡아 간다. 아마도 이 때는 BC 733년으로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최후를 나타는 것 같다. 9절은 르우벤 지파에 있어서 가장 번성 할 때의 영토를 가리킨다. 세월이 지나면서 르우벤 지파의 상당 부분이 갓 지파에 흡수된다.

② 갓 지파(5:11-22)

갓 지파의 영토는 풍요롭기로 유명 했던 바산과 동쪽 경계가 되는 살르가까지 였다(11, 16절). 여기에 기록된 갓 자손의 족보는 특별한 자료를 인용한다(17절).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명단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18-22절은 요단동편의 세 지파가 연합으로 ‘하갈 사람’(10, 19절)을 비롯한 아라비아 민족들(cf. 창 25:15)과 치른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그들이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cf. 18, 21절)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짖음에 관한 응답으로 승리하였음을 강조한다(20절). 그리고 역대기서의 전형적인 구절인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22절, cf. 대하 20:15, 25:8, 32:8)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요약한다.

③ 므낫세 반 지파(5:23-26)

요단 동편에 거주한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간략한 지리와 족보가 소개된다(23-24절).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북쪽 지역을 대부분 차지했다. 이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야곱의 예언(cf. 창 49:22)의 성취를 보여 준다.

25-26절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추방된 이유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원주민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이다(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왕 불(=디글랏빌레셀, cf. 6절)을 사용하시어 세 지파를 추방시키셨다(cf. 왕하 15:29, BC 733). 이러한 평가는 후에 유다의 추방에 관한 이유를 제시할 때와 같은 패턴이다(cf. 대하 36:14-20).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19-22절)에 이어 추방에 관한 이야기를 넣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20절)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25절)의 결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5) 레위 지파(6:1-81)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족보의 중심에 있다. 이 장은 아론 혈통의 제사장과 다른 레위 사람들의 족보(1-53절)와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 목록(54-81절)로 나뉜다. 역대기서는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보다 더 우선시한다. 그들의 혈통만 포로 시기까지 확인되고(1-15절), 그들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렸다(49절). 포로 시기까지 혈통이 추적되는 족보는 오직 제사장들의 혈통과 아론과 다윗의 혈통뿐이다(cf. 2:10-17, 3:1-16). 한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언급 된 것은(10, 32, 53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희망을 전하려는 의도이다(cf. 대하 7:14-16).

① 아론 혈통의 대제사장들(6:1-15)

아론(3절)에서부터 여호사닥(15절)까지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목록은 완성된 목록이 아니다. 엘리와 그의 후손을 비롯하여 여러 후대 대제사장들이 생략되어있다. 목록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구약 다른 곳의 증거는 여기에 나타난 순서가 정확함을 시사한다(cf. 대상 9:10-11, 느 11:10-11). 목록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은 다른 곳에서도 언급된다. 즉 아사랴(9절, 왕상 4:2), 아마랴(11절: 대하 19:11), 힐기야(13절, 왕하 22:4), 스라야(14절, 왕하 25:18, 느 11:11), 여호사닥(15절, 학 1:1)이다.

② 레위 사람의 족보(6:16-30)

레위 지파의 세 주요 가문은 게르손(20-21절), 그핫(고핫, 22-28절), 므라리(29-30절)이다. 게르손과 므라리의 가문은 7세대까지 언급되고, 그핫 가문은 사무엘의 아들들까지(28절, 삼하 8:2) 언급되는데 이 세 혈통 모두 다윗 시대에 끝나는 듯하다(cf. 30절의 아사야는 다윗시대인 15:6에서 언급됨). 마틴 셀만은 특별히 긴 그핫의 족보를 오른쪽 도표와같이 이해하여 똑같이 7세대로 이해한다. 22절의 암미나답은 학자들에 따라 이스할 혹은 아므람(18절)과 동일인으로 이해한다.

26-28절은 그핫의 가문인 사무엘의 족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되었는데 34절에서도 반복된다. 사무엘상(1:1)에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다.

③ 레위 사람 음악가 족보(6:31-48)

레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악(31절)과 성막(48절)의 임무를 맡았다. 단락은 다윗이 임명한 세 명의 음악 지도자 곧 그핫 자손 헤만(33-38절), 게르손 자손 아삽(39-43절), 므라리 자손 에단(44-47절)의 족보로 구분된다.

④ 아론 혈통 대제사장들의 임무(6:49-53)

저자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와 분향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목록은 4-8절의 목록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인 아히마아스로 그 족보를 마친다.

⑤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6:54-81)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 21장을 재배열하고 다소 요약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호수아 21장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며 역대기서는 때로 다른 자료를 사용하는 것 같다. 역대기는 요약 기술의 일환으로 골란(71절), 게데스(76절), 베셀(78절)과 라못(80절)을 도피성으로 소개하지 않았다(cf. 57, 67절, 수 20:1-9, 21:13, 민 35:9-34).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레위 사람들은 약속의 땅 전역에 정착했다는 사실이다.

(6) 요단 강 서부 지파(7:1-40)

잇사갈, 납달리, 아셀의 족보는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의 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지리 정보에 관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만 제공된다(28-29절). 짧지만 옛 북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다루는 것은 이 지파들이 장차 재건될 ‘이상적인 이스라엘’(ideal Israel)의 구성원이 될 것을 암시한다(cf. 겔 37:15-28). 특이한 점은 스불론 지파(2:1-2)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단 지파에 대해서는 단의 아들 후심만 언급된다(12절). 쇠퇴한 이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대체되는 듯하다.

① 잇사갈 지파(7:1-5)

잇사갈의 네 아들 중 돌라의 자손들만 제시된다. 2절에서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지파 목록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사람으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려는 것이다. 잇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였으며 모두 87,000명이었다고 기록한다(5절).

② 베냐민 지파(7:6-12)

족보는 베냐민의 아드르 벨라(7절), 베겔(8-9절), 여디아엘(10-11절)의 자손들을 열거한다. 여디아엘의 자손은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베냐민의 용사들은 모두 59,430명(22,030명+20,200명+17,200명)이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8장에 전체를 할애하며 다시 등장한다.

③ 단 지파(7:12)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에 단에 관한 매우 간략한 진술이 있다고 인정한다. 단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후심’은 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다(cf. 창 46:23, 민 26:42-수함). 13절 끝에 “빌하의 자손/아들들”이었다는 표현은 그녀의 두 아들 납달리와 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cf. 창 30:5-8).

④ 납달리 지파(7:13)

납달리의 주요 네 종족은 실렘 대신 살룸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창세기 46:24, 민수기 46:48-49과 동일하다.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짧은 것은 족보가 대부분 보존되지 못하고 분실되었음을 말한다.

⑤ 므낫세 반 지파(7:14-19)

14절에서 ‘아람 여인’이 언급되는데 이런 혼합 결혼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금지되었다. 또한, 마아가(15절)와 함몰레겟(18절)도 아람어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어떤 학자들은 므낫세 지파에 이방 여인들이 포함된 것을 이스라엘의 열방을 향한 목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한다. 18-19절은 부록인듯하다.

⑥ 에브라임 지파(7:20-29)

저자는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족보를 마치고 이어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다룬다. 에브라임 족보에는 역사적 해설이 들어있다(21b-24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족보(25-27절)는 재앙 중에 태어난 ‘브리아’(23절)라는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계보이다. 브리아의 이야기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cf. 4:9-10).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에브라임의 족보를 다루는 것은 역대기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에 대해 강조점을 두는 것과 일맥상통한다(cf. 4:38-43, 5:8-10, 18-22, 6:54-81). 24절의 세에라가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짧은 기록은 귀향민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28-29절은 요셉의 두 아들(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토지와 거주지를 다룬다. 여기에 나열된 성읍들은 여호수아 16-17장을 축약한 것이다.

⑦ 아셀 지파(7:30-40)

아셀의 아들들 중 오직 브리만의 자손의 족보만 기록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비히브리어 성향이 강하다. 하르네벨(36절)은 이집트어 이름이며, 수아, 바삭, 빔할, 아스왓, 로가, 소바 등도 모두 비히브리어 이름이다. 아마도 아셀 지파가 살던 지역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므낫세 지파 때처럼 이방인들의 유입에 관한 평가는 양분화될 수 있다.

35절의 헬렘은 32절의 호담과 동일인일 것이다. 35절의 헬렘 후손은 아마도 36-39절에 이명일인으로 반복된 것 같다(cf. 임나=이므라, 셀레스=실사, 아말=울라, 이드란=예델). 아셀 지파의 용사는 총 26,000명었다(40절). 이 통계가 잇사갈과 베냐민 지파의 통계와같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것일텐데 이는 가나안 입성 전에 조사 된 수에 비하여(cf. 민 26:47, 53,400명) 쇠퇴했음을 보여 준다.

(7) 베냐민 지파(8:1-40)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7:6-12에서 이미 다루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목록은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다. 베냐민에게 추가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사울 왕의 지파라는 이유도 있지만 지파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관심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은 베냐민의 정착지 곧 예루살렘(28, 32절)뿐 아니라 게바(6절), 오노와 롯(12절), 아얄론(13절), 기브온(29절)과 심지어 모압(8절)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 나타난 정착지는 상당 부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다시 나오는데(cf. 스 2:26 이하, 느 7:30 이하, 느 11:7-9, 31-36) 이는 이 목록이 포로기 이후의 자료를 근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① 베냐민 자손의 정착지(8:1-28)

1-7절은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삿 3:15)의 가문을 다룬다. 3절의 “아비훗”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역하여 “에훗의 아버지”라고 읽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게라는 에훗의 아버지이며 에훗의 자녀는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아(아히야), 게라이다(4, 7절). 마틴 셀만은 다음과 같이 에훗의 가문을 정리한다(cf. 민 26:40 아릇=앗달).

8-28절은 사하라임의 아들 엘바알(12절)을 중심으로 그의 가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아마도 독립적인 목록일 것이다. 사하라임은 여기 본문에만 언급되는 인물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지만 모압에 이주해서 살았다(8절). 엘바알의 후손들은 오노, 롯, 아얄론과 가드까지 진출했다(12-13절). 그러나 그들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28절).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기록은 포로기 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이다. 엘바알 가문의 명단으로 나열된 사람들의 관계가 난해하긴 하지만 세마(13절)와 여레못(14절)을 각각 시므이(21절), 여로함(27절)과 동일인으로 본다면 족보는 12-14절에 언급된 사람들의 후손을 15-27절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사울 혈통의 족보(8:29-40)

마지막 단락은 베냐민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울에 집중한다. 사울의 족보 대부분은 9장 35-44절에서 반복된다(cf. 삼상 9:1-2, 14:50-51). 미글롯(32절)과 넬(33절)은 여이엘의 아들이다(9:37, 39). 여이엘이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사실(29절)은 사울의 조상들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있었음을 암시하며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패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 그의 아들의 이름도 에스바알(‘바알의 사람’ 33절, 이스보셋)이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므립바알(‘바알을 대적하는 자’ 34절, 므비보셋)이다. 송병현은 아래와같이 족보를 정리한다.

(8) 지파 목록에 관한 결론(9:1)

본 절은 지파 목록에 관한 결론이다. ‘온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을 말한다(‘이스라엘의 아들’의 계보-2:1). 사울 왕국의 몰락(10:13)과 북 왕국과 남 왕국(대하 36:14)의 몰락은 모두 동일한 원인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다.




3. 예루살렘 재정착(9:2-34)

본 단락은 느헤미야 11장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접촉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느헤미야 목록에는 약 81명의 사람이 나타나지만 역대기서에는 71명만 기록되어 있고 약 35명만이 일치한다(Myers). 이는 이 둘이 같은 시점이 아닌 각각 정착의 초기와 그 과정에서 기록된 것임을 시사한다. 본 단락은 아마도 느헤미야의 명단보다 약 반 세대 후의 명단에 관한 기록일 것이다. 반면 어떤 학자는 본 단락이 느헤미야의 목록의 최종 편찬 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2-34절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분명한 흔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자(1절, cf. 대하 36:14)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멈추게 됐다. 그러나 한 때는 죽은 것처럼 보였던 족보가 이제 다시 활발해졌고, 역대기서 저자와 그의 공동체는 인류의 창조 자체에 뿌리 내린 희망에 대해 살아있는 증인이 된다… 역대상 9장의 이스라엘은 예언적 희망을 명백하게 성취한 것이다(cf. 대하 36:22-23). 이 이름들을 이제는 대부분 알지 못하지만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공동체로부터 실제적인 흥분이 일어난다.” (마틴 셀만)

(1) 마을에 재정착(9:2)

‘느디님 사람들’은 직역하면 ‘성전 봉사자들’로 17-26절의 문지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2) 예루살렘의 일반 사람들(9:3-9)

느헤미야서(11:4-9)와는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다(3절). 유다의 자손의 목록은 유다의 세 아들 베레스(4절), 셀라(=실로 사람, 5절) 그리고 세라(6절)에 따라 분류된다. 우대는 아다야, 아사야는 마아세야(느 11:4-5)와 동일인일 것이다. 이들은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이다. 베냐민 자손(7-9절)은 느헤미야의 목록과 더 차이가 난다. 어쨌든, 유다와 베냐민 모두에 대해 느헤미야 시대 이후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났다.

(3) 예루살렘의 제사장들(9:10-13)

6명의 가문의 우두머리 이름 곧 여다야, 여호야랍, 야긴(10절), 아사랴(11절), 아다야, 마아새(12절)가 나온다. 처음 세 명은 전통적인 옛 가문이고, 마지막 둘은 여다야와 더불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첫 무리에 속했던 바스훌과 임멜의 가문에 속한다(cf. 스 2:36-39, 느 7:39-42).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는 표현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아사랴는 사독 자손에 속한다(cf. 6:11-14, 스 7:1-2).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은 1,760명으로(13절) 느헤미야 때(1,192명, 느 11:12-14)보다는 늘어난 숫자이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 수에 비하면(4, 289명, 에 2:36-39, 느 7:39-42) 치안이 불안했던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의 수는 반도 되지 않는다.

(4)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들(9:14-16)

여기서는 7명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음악가들로서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찬양을 인도했다(cf. 느 12:8). 맛다냐는 아삽에게서 나왔고(15절), 오바댜는 여두둔에게서 나왔다(16절). 아삽과 여두둔은 다윗 당시 합창 인도자였다(cf. 25:2-3).

(5) 예루살렘의 문지기(9:17-32)

문지기들은 꽤 작은 그룹이었지만 그중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에서 살라는 요청에 반응했던 것 같다(22, 25절). 그들은 기꺼이 추가적인 의무를 감당하려고 한 모범적인 그룹이다(26-32절). 이 단락은 문지기들의 “봉사”나 “사역”(19, 28절)의 세 측면, 즉 그들의 권위(17-23절)와 지도력(24-27절), 그리고 추가적인 일(28-32절)을 다룬다. 살룸(19절)은 고라의 후손으로 왕의 문으로 알려진 동쪽 문을 맡은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문지기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비느하스(20절, cf. 민 20장)와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22절)로 부터 나온다. 열왕기하(12:9)에서는 문지기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 한다. 역대상 26:17-18에 의하면 총 22명의 문지기들이 항상 성전 안팎에서 주요 장소들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이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필요한 물품에 관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저자는 레위 사람들의 업무를 7가지로 말한다. ① 일반적인 성전 기구 관리(28절) ② 특별한 성전 기구 관리(29a절) ③ 제사에 필요한 곡물 등 필요한 물품 관리(29b절) ④ 향품과 향유 제조(30절) ⑤ 예배에 필요한 과자제조(31절) ⑥ 진설병 제조(32절) ⑦ 찬양대 봉사(33절). 31절의 맛디댜는 문지기의 수장인 살룸(17, 19절)의 아들이다. 향품과 향유을 만드는 일은 제사장의 특권으로 남아 있지만(30절, cf. 출 30:22-23) 살룸의 아들은 ‘납작한 빵’(진설하는 떡) 굽는 일을 하였다.

(6) 예루살렘의 음악가들(9:33)

아마도 이들은 14-16절에 나오는 그룹과 별도로 음악적인 재능을 지닌 문지기들일 것이다.

(7) 결론(9:34)

이 구절은 3절과 함께 예루살렘 거주라는 주제를 다룬 내용의 인클루지오를 이룬다. 이 절은 레위 사람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8:28과 거의 동일하다.




4. 사울 혈통의 족보(9:35-44)

사울 족보는 실제로 사울 왕조 기사(10장)을 소개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예루살렘 거주민의 목록이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2:1-9:1, 특히 유다와 베냐민 단락에서 지리를 강조해온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이 족보는 이미 언급된 8:29-38과 거의 일치한다(cf. 스가랴=세겔, 시므암=시므아, 야라=여호앗다, 르바야=라바). 족보는 사울 뒤에 12세대를 이어간다. 그러므로 사울의 왕조가 몰락하고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 이양되었지만 그의 가문의 자리까지 제거된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그의 가문도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언급(38절)은 그의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II. 다윗과 솔로몬 왕국(10:1-대하 9:31)


1. 왕국을 다윗에게 이양(10:1-12:40)

이제부터는 장르가 내러티브로 바뀐다. 이는 책의 서론(1-9장)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됨을 뜻한다.

역대기서 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도,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즉 ‘계속되는 제국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위(정체성)는 어떻게 되는 가’의 문제 였다. 족보가 그 첫 대답을 했다면 이제 내러티브는 더 온전한 대답을 준비한다. 이 대답은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의 왕권에 관한 것이다(마틴 셀만). 그리고 저자는 왕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세워졌는 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빠르게 기록한 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간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 상하에서 다루었던 사울과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함으로써 왕권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이양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이 이양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자신의 왕국’의 일부분이었음을 강조한다.

(1) 사울 가문의 최후(10:1-14)

사울의 이야기는 그가 죽게 되는 길보아 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울은 죽었고(2-5절) 그 온 집안도 함께 죽었다(6절). 그의 왕조가 끝난 것이다. 사울의 시체는 모독되었으며(8-10절, cf. 삼상 31장) 길르앗 야베스의 거주민들이 장례를 치뤄준다(11-12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①범죄함(신실하지 못함)으로 죽었다. 그는 ②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③여호와를 찾지 않고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13-14절). 이 부분은 유일하게 사울에 대해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곳이다. ①③의 어구는 역대기서의 전형적인 표현들이며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다. ②의 어구는 신명기에서 더 흔하며 역대기에서는 한 번만 나온다(대하 34:21).

이스라엘이 폐망한 것은 사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며 그분은 그 나라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신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다윗의 언약” 안에서 일어난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신약에서 다윗의 왕국과 언약은 전환점이자 동시에 구약의 희망을 존속시키는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자손’인 예수님에 의해 변형된다.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는 다윗보다는 바로 예수님이다(눅 1:32-33, 행 2:29-36, 빌 2:5-11).”(마틴 셀만)

(2)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다(11:1-12:40)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주제가 11장의 시작(1-3절)과 12장의 마지막 부분(23-40절)에 분명히 드러나며 전체 내용을 감싼다. 역대기서 저자는 사마리아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다윗 시대와 같은 통일왕국을 소망하는 자이다.

“역대기서 저자의 희망은 그의 시대에는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요 4:4-42, 행 8:4-25)은 여전히 그 극치로 향하고 있는 재결합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마틴 셀만)

①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다윗(11:1-3)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다윗의 유다 지파 통치 7년 반을 생략하고 마치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묘사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는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기름을 붓는’ 성례 행위가 특징을 이룬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을 강조하며 ‘기름부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합당하게 갖추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언약을 통해 확증된다(3절, cf. 왕하 11:17).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② 다윗의 수도(11:4-9)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군사적 업적은 ‘온 이스라엘’(cf. 삼상 5:6, 의도적으로 강조됨)과 더불어 여부스를 정복하여 예루살렘, 다윗 성(5절)으로 개명하고 수도로 삼은 일이었다. 이러한 성공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다(9절, cf. 삼하 5:10). 또한, 여호수아 시대이후로 정복되지 못했던 예루살렘(cf. 수 15:63)이 정복됨으로써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성취됨을 보여 준다.

③ 다윗의 용사들(11:10-47)

사무엘하 23장(8-39절)에도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더 확장(41b-47절)될 뿐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온 이스라엘’(10절)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왕권이다. 세 용사를 비롯하여 삼십 용사는 충성심으로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10절, cf. 12:17-18, 21-22) 했다. ‘도움’은 역대기 저자가 선호하는 용어로 헌신과 협력을 표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된다. 이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을 도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11-31절의 명단은 대부분 27장(1-15절)에서 지휘관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러므로 전체 목록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포함할 것이다. 11-14절은 첫 번째 세 용사로 야소브암과 엘르아살(그리고 삼마-삼하 23:11)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들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었다고 평가한다(14절). 20-24절은 아사헬(26절)을 포함하여 둘째 세 용사인 아비새와 브나야를 소개한다. 15-19절은 다윗을 위하여 적진을 돌파하고 우물 물을 길어 온 세 용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25절의 “삼십”은 정확한 숫자의 용사를 가리키기보다 특별한 종류의 군사 지도자들, 일종의 장교를 의미할 것이다. 26-47절에 있는 용사들의 목록은 지리상의 순서로 진행되는 듯하다. 유다(26-30절), 북쪽 지파들(31-37절), 비이스라엘 출신(38-41a절),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41b-47절) 순으로 소개된다.

④ 시글락에서의 지파의 지지: 베냐민 지파(12:1-7)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을 지지한 용사들이 있었다. 특별히 여기서 소개된 23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땅 시글락에 있을 때(16개월)에 다윗을 도운 600명에 속한 사람들이다(cf. 삼상 27:2, 7). 이 때를 배경으로 므낫세 지파 용사들의 도움도 19-22절에 소개된다. 베냐민 자손은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윗을 지지하는 군사가 3,000명이나 되었다(29절).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 중에 이스마야를 ‘삼십’의 우두머리로 세우기도 한다(4절).

⑤ 요새에서의 지파의 지지: 갓 지파(12:8-15)

이 시기는 16-18절과 함께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아 광야에 있던 시기이다. 이때 갓 사람 중에 다윗을 지지하며 그에게 합류한 11명의 용사들이 소개된다. 요새는 아둘람이거나 엔디게(cf. 삼상 22:1, 24:1)일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 능숙하고 용맹한 자들이었다(8, 15절).

⑥ 요새에서의 지파의 지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12:16-18)

사울의 군사 중 일부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합류시키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렸다(17절). 이 때 ‘성령을 입은’ 아마새가 자신들은 다윗에게 속하며 다윗을 도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라고 말한다. 다윗은 이 말을 믿고 그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세운다(18절). 특별히 18절은 사무엘-열왕기서나 시편에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없은 유일한 시로써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아마새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⑦ 시글락에서의 지파의 지지: 므낫세 지파(12:19-22)

1-7절의 배경에 이어 사울 왕에게로부터 다윗에게 나온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을 소개한다(20절). 저자는 여기서도 독자들이 다윗의 당시 상황(19절, cf. 삼상 29-30장)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여러 지파에서 온 용사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으며 그의 군대는 날마다 늘어나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22절).

⑧ 헤브론에서의 지파의 지지(12:23-37)

이 단락은 11:10-47에 있는 목록을 완성하면서 헤브론에 모인 각 지파에서 온 군사들의 숫자를 열거한다. 그 총수는 약 34만명이다. 나열된 지파는 총 14지파로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각각 언급한다(31, 37절). 레위 지파의 군대 조직에 관한 언급은 특별하다. 그만큼 다윗의 지지세력이 강력했음을 보여 준다. 23절은 다윗의 군대가 모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⑨ 헤브론에서의 다윗을 왕으로 축하함(12:38-40)

11-12장의 결론이며 11:1-3과 함께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사울 왕국의 이전 추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삼일 간의 축제는 언약(11:3)의 절정이었다. 그들은 서로 섬기며 일치된 기쁨을 누렸다. 이는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예표한다.




2.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다(13:1-16:43)

“다윗이 언약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모세/시내 산 언약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17장에 있는 다윗 언약으로 발전한다… 물론 이제 언약궤는 없어진지 오래지만, 신약은 언약궤의 의미가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이어진다고 이해한다. 예수님은 몸소 더 나은 언약을 설립했고, 모든 신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했다(히 9:1-12). 그러므로 언약에 관한 다윗의 관심은 언약궤를 통해 한때 알려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님과 새 언약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확신 가운데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권하는 것이다.” (마틴 셀만)

(1) 언약궤가 여정을 시작하다(13:1-14)

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한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며 시작하지만 웃사의 사건(7-11절)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12절)라고 하며 절망하는 장면으로 바뀐다. 사무엘하(6장)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2, 4, 5절)이 ‘협의’했다는 강조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임재)를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역동적 거룩함이 인간의 한계에 담길 수 없는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만 한다.” (마틴 셀만)

언약궤는 다윗 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벧에돔의 집에 있게 된다. 언약궤가 3개월동안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14절). 오벧에돔은 26장(1-5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과 동일인일 것이다. 그러나 셀만은 오벧에돔이 ‘가드 사람’(13절)으로 불리는 것과 그 이름의 형태를 볼 때 블레셋 사람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14장에 이어지는 주제(이웃 나라와의 평화 관계)와도 맞다고 본다.

언약궤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사울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3절).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가까이에 두고 항상 ‘묻는 자’가 되기 원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14장에서 명확하게 등장한다(cf. 14:10, 14).

(2) 다윗 왕국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14:1-17)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다 실패한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시간 순서를 초월하여) 다윗이 받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열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 했었고 실제로도 사울이 실패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물음으로써(10, 14절) 승리하게 된다. 이 장은 단순히 다윗을 찬미하거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① 다윗 왕국(14:1-2)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문맥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화내고 계신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한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음을 예증한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는 내용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거부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의 편에 계셨으며 이스라엘의 위상은 주변 나라들에서도 높아지고 있었다.

② 다윗 아들들(14:3-7)

다윗의 “집”의 복이라는 주제가 이어진다. 많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증거였다(cf. 26:4-5, 오벧에돔이 받은 복)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으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사무엘하 5:13-16과 비교하면 엘벨렛과 노가의 이름이 추가되어 총 13명의 이름이 나온다. 아마도 두 아들은 어려서 죽었을 것이다.

③ 다윗의 블레셋 전쟁(14:8-16)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은 블레셋에게는 위협이 되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치러 올라왔다. 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간다(10절).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블레셋의 우상을 불사른(cf. 신 7:5) 다윗은 두 번째 블레셋의 침략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14절)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16절) 전쟁에 임하여 크게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전쟁에서 뛰어난 용사로서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시고 승리를 이끌어내신다(11, 15절).

④ 다윗의 명성(14:17)

14장의 다양한 요소들이 다윗 통치의 여러 시기에서 왔고 연대순으로 나열되지도 않았지만 이 모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윗의 명성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입증한다.

(3) 언약궤가 여정을 마치다(15:1-29)

15장은 언약궤를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장소를 마련하는 1-15절과 기쁨에 찬 예배로 여정을 축하하는 16-29절로 구분된다. 네러티브는 거듭되는 목록(4-10, 16-24절)로 인하여 끊이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은 네러티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도, 즉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들(cf. 8-10절은 궤를 옮겨야 하는 고핫 가문의 자손들이다-민 4:15)이며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또 하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윗이 이전의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한다는 것이다. 즉 “전에는 규례대로 메지 않았기”(13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다. 문제가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15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14장에서는 “묻는 일”에 관한 강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묻는 일”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원인과 해결을 찾아냄을 보여 준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적용해야 할 진리이다.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는 사사로운 적용이나 “직통계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대로”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모았으며(4절), 그들을 성결케 하라고 지시하고(12, 14절), ‘음악하는 자들’을 조직하게 한다(16절). 이렇듯 저자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과 예배에 큰 열정을 갖고 조직화하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제2의 모세’로 강조한다. ‘음악가’(‘노래하는 자들’의 번역은 좋지 않다)들은 놋제금/심벌즈, 비파, 수금을 다루는 자들로 나눠진다(16절, 19-21절). 22절의 ‘노래를 인도하는 자’라는 번역보다는 ‘가르치는 자’라는 번역이 선호된다. 오벧에돔(18, 21, 24절)은 13:14의 오벧에돔일 것이다.

25-28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지는 장면을 보여 준다. 저자는 이 일이 다윗 개인의 신앙으로 이룬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온 이스라엘’가 함께 한 일로 묘사한다(25, 28절).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멘 자들을 도우셨다고 언급한다(26절).

마지막 절(29절)은 다윗을 경멸한 미갈을 짧게 언급한다. 독자들은 미갈과 연관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짧은 언급을 통해 다시 한번 사울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대조한다.

(4) 축복, 예배 및 찬양(16:1-43)

16장은 언약궤가 장막에 놓인 후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8-36절)가 그 중심을 이룬다.

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16:1-3)

이제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친 장막 가운데 놓아진다(1절).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한다(2절). 제사장에 가까운 역할을 한 것이다. 백성들은 음식을 제공받는데(3절) 이는 15:25-29

② 예루살렘에서 임명된 레위 사람들(16:4-7)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앞에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다. 39-42절은 장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한다. 이 두 본문의 명단은 15:17-21에서 왔다. 다윗은 특별히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cf. 히 13:15)를 드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 했다.

③ 찬양시: 주님이 왕이다(16:8-36)

이 시는 시편 105(1-15절), 96(1-13절), 106(1, 47-48절)편의 부분들과 연결점이 있을 지라도 역대기 저자 자신의 편찬일 가능성이 크다. 이 찬양시의 핵심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옴에 따라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오셨다(33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8-11절).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아브라함-이삭-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12-17절)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잘것 없는 민족을 유랑하는 가운데에서도 지키셨다(18-22절).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 그분은 참된 신이시며 세계를 붙드시는 분이시니 모든 나라가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23-30절, cf. 시 96:10).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즐거워하며 그분이 심판하러 오심을 찬양해야 한다(32-33절, cf. 시 96:13).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을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34-36절).

이 찬양시는 다음 장(다윗의 언약)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지켜오셨다. 저자는 이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음을 증거한다.

④ 예루살렘에서 임명된 레위 사람들(16:37-38)

아삽과 오벧에돔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cf. 4-7절). 여기에 나온 오벧에돔이 13:14의 오벧에돔과 동일인인지는 확증할 수 없다. 문지기는 70여명이었는데 아마도 밤낮으로 교대로 장막을 지키게 했던 것 같다.

⑤ 기브온에서 임명된 레위 사람들(16:39-42)

다윗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직역)에서 율법에 따라 상번제가 드려지도록 조치한다(40절). 대제사장 사독이 이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였다(41절, cf. 34절). 이전에는 성막이 ‘놉’(삼상 21:1-6)에 있었으나 제사장 멸족 사건(삼상 22:18-19) 이후로 기브온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린다.

⑥ 다윗 집안을 위한 축복(16:43)

이제 백성들은 모두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다.




3.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17:1-27)

(1) 다윗의 선한 의도(17:1-2)

다윗은 두로 왕의 원조를 받아(14:1) 이미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건축하였다(15:1).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온 그는 자신이 친 장막 가운데 있는(16:1) 하나님의 궤가 초라하게 느껴진 것 같다. 자신의 백향목 궁에 비할 때 ‘하나님’이 계신 휘장(17:1)은 너무 초라해 보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생각은 기특했다. 그러기에 거침없이 말했던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에 긍정했다(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나단의 생각이 틀렸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2) 다윗 언약의 약속(17:3-15)

본문은 역대하 7:11-22과 더불어 역대기서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4절)고 말씀하신다. 이는 10b절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신다(7-8a절).

셀만은 다윗 언약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주요 특징으로 설명한다.

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 명백하게 연결된다(14절-“내 나라” cf. 28:5, 대하 13:8). 이는 사무엘서(7:16)와 대조되는 역대기서의 특징이다.(7:16)

“역대기서 저자에게는 자신으 시대에 포로됨으로 인한 결핍과 외국 제국의 통치를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cf. 대상 28:5. 29:11, 23, 대하 9:8)… 역대기서 저자에게 있어서 언약을 적절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성전을 지을 다윗의 후손 안에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에 대한 특별한 의미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다윗의 또 다른 자손에 대한 갈망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역대기서 저자의 문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은 정치적인 세력이나 은혜, 심지어 종교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실재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마 16:18, 엡 2:19-22, 벧전 2:4-10)!” (마틴 셀만)

(3) 다윗의 기도(17:16-27)

역대기서에서는 특별히 기도들이 강조되는데(cf. 29:10-19) 기도는 인물들의 믿음을 보여 준다. 다윗이 여기서 겸손(16-18절)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27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19절, cf. 27절)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20일)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왕(21-22절)으로 찬양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바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라는 간구를 올린다(23-27절). 다윗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관심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24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증거이며 또한, 이 축복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 관한 토대이기도 한다.




4. 다윗 제국(18:1-20:8)

본 단락은 사무엘하 8장에서 21장까지 걸친 다윗의 승리 기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결합시킨다. 평행 구절은 아래와 같다.

특별히 밧세바의 사건이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영웅적인 면만 부각시키려 했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 예로 다윗이 사울 가문보다 높여짐과 다윗의 시편들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생략되었으며 이전에 다윗의 성취에 포함됐던 승리는 역대기서에서 장군들의 공로도 돌려지기도 한다(18:12). 역대기의 선택적 편집의 초점은 다윗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로서(cf. 17:12)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며(18:6, 13)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기에 다윗에 관한 찬사나 다윗의 개인적인 고려 사항들은 제외 된 것이다. 다윗은 주변의 적들을 무찌르고 복종시킴으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평화를 성취한다(cf. 22:8-9, 신 12:10-11, 25:19).

(1) 만국에 대한 다윗의 승리(18:1-17)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기도(16:35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승리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통치에서도 나타난다(cf. 대하 20:9, 17, 32:22). 다윗이 북쪽(아람, 소바)뿐만 아니라, 남쪽(블레셋, 에돔, 아말렉)과 동쪽(모압, 암몬)에서 승리한 일은 그가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는 데 더 가까운 인물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후에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cf. 왕상 4:21, 24).

본문의 기록 순서대로 보면 다윗은 블레셋(가드, 1절), 모압(2절), 소바(3-4, 7-8절), 다메섹 아람(5-6절)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내었다. 하맛 왕은 스스로 항복하고 나와 조공을 바쳤다(9-10절). 다윗은 하맛 왕이 바친 금은 놋과 함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다(11절).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이다(cf. 8절). 12-13절은 에돔에 대한 승리를 장군 아비새에게 돌리며(cf. 왕상 11:15-16)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다메섹과 같이-6절- 제국의 한 지방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14절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14절, cf. 삼하 8:15)로 백성을 다스렸음을 언급이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언약 법에 신실했다는 표현으로 저자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한다. 15-17절은 다윗의 각료를 언급한다(군대사령관, 행정장관, 제사장, 서기관, 근위대장). 내용은 26장 25-34절의 관료 목록과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여기 목록은 사무엘하 8:15-18에 근거한다. 다윗의 아들들과 관련하여 사무엘하는 그들이 ‘제사장’(한글개역개정은 ‘대신들’로 번역함)이었다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기록한다(17절).

(2) 다윗의 암몬에 대한 승리(19:1-20:3)

19장은 사무엘하 10장을 따른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19장 전쟁이 18:3-8의 전쟁을 앞 선 것 같다. 저자는 암몬과의 전쟁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다윗에게 부여된 최고의 명예(20:2)를 부각시키며 19:13의 “힘을 내자”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진다.

① 요압 아래서의 첫 승리(19:1-15)

아버지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된 암몬 왕 하눈은 다윗이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 보낸 사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긴다. 하눈은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사신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에 다윗의 미움을 산 것을 알게 된 하눈은 은 천 달란트를 주고 아람과 소바 군대를 사서 전쟁을 준비한다(6절). 다윗의 보냄을 받은 요압은 정예 용사들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대항하여 진치게 하고 다른 용사들은 그의 동생 아비새를 중심으로 암몬과 대항하게 하였다(10-11절).

요압이 자기 군대를 둘로 나누도록 한 지시가 전투 결과의 열쇠가 되었다. 그는 각 부대가 밀릴 때 서로 돕자고 말하며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라([하자크] ‘강하라’-수 1:6)고 말한다(12-13절). 이 메시지는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준다. 요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전쟁에 임한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의 기도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 아람 군대가 먼저 도망가고 그들의 도망함을 본 암몬 군대도 도망했다(14-15절).

② 다윗 아래서의 둘째 승리(19:16-19)

아람소바 왕 하닷에셀(18:3)은 다시 그의 군대사령관과 함께 큰 군대를 보낸다(16절). 이에 다윗은 직접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아람 군대와 맞서 싸웠다(17절). 아람 군대는 또 패배였고 결국, 하닷에셀은 다윗과 화친하여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된다(19절). 18절의 전사한 아람 군대의 숫자가 사무엘하(10:18)의 기록과는 차이가 나지만 본 구절의 수치가 더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③ 최종 승리(20:1-3)

이 짧은 단락은 사무엘하 11-12장의 암몬 전쟁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밧세바와의 사건은 생략되어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아닌 요압이 전장에 나갔고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1절). 랍바가 함락된 후 다윗은 암몸의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씀으로써 승리한 왕의 권위를 나타내었다(2절). 다윗은 성의 노략물을 다 거두고 그 백성들은 일꾼들로 부리게 하였다(3절).

(3) 블레셋에 대한 승리(20:4-8)

다윗의 전쟁 기사는 블레셋에 대한 승리 이야기로 완성된다. 다윗과 그의 장관들이 ‘여호수아의 정복’을 마침내 완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바를 이루셨다는 증거였다(cf. 14:16-17, 17:11-14).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 업적에 관한 이런 절정은 넓은 시야에서 봐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절정은 다윗과 그의 왕조에 관한 구약의 희망에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cf. 시 2:8). 이런 희망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게서 실현됐는데, 예수님은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므로, 모든 대적하는 권세를 정복했고,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됐다(계 6:2, 14:14, 19:11-16, 히 2:7, 9).” (마틴 셀만)




5. 다윗의 성전을 위한 준비(21:1-29:30)

(1)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21:1-22:1)

저자는 다윗의 밧세바와의 사건은 생략했지만 무조건 다윗을 긍정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본문도 생략했을 것이다. 언약(17장)에 이은 전쟁의 승리(18-20장)의 정점에서 저자는 다윗의 죄를 들춰냄으로써(cf. 8-7, 17절) 지금까지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마지막 부분은 성전이 지어질 장소와 연관한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이어지는 성전 건축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역대기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지상의 제단과 하늘의 제단이 유사함을 보여 속죄의 자리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하늘의 성소에도(히 10:19-25) 예수님의 죽음의 지상의 장소(히 13:11-14)에도 모두 초대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고발(계 20:1-10)과 천사의 심판의 칼(계 6:4, 8)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마틴 셀만)

① 인구 조사(21:1-6)

사무엘하(24:1)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으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사탄(‘한 원수’)이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표현한다(cf. 셀만은 이 단어가 고유명사로서 ‘사탄’을 언급한다고 판단하지만 송병현은 그것이 전통적인 견해임에도 그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한 원수’ 즉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WBC의 로디 브라운은 ‘천상 회의의 한 존재’로 해석한다.) 다윗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요압이 먼저 인구조사의 문제를 인식했고 “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합니까?”(3절)라고 묻는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재촉했고(4절) 요압은 마지못해하는 가운데 다윗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나 그가 계수를 다 마치지 못해서(cf. 27:24, 사무엘하는 인구조사를 다 끝낸 것처럼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② 둘째 선택(21:7-14)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cf. 삼하 11:27과 거의 같은 문장으로 표현됐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다윗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던 일이었고 제국의 정비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행위 그 자체보다 그의 동기와 목적에서 죄를 보셨을 것이다. 셀만은 그 일이 죄가 될 수 있음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①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서 언급한 반 세겔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역병을 야기한 행위였다(cf. 출 30:12) ②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3절, cf. 27:23-24) ③ 구약의 다른 모든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먼저 명령하신 반면 이번 인구조사는 다윗이 인구 조사 자체에 목적을 갖고 스스로 추진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치신 후에(7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8절).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제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3년의 기근, 3개월간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님, ‘여호와의 칼’(전염병)이 3일 동안 침(12절). 다윗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13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시고 7만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사무엘하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치셨다고 기록한다(cf. 삼하 24:15).

③ 하나님의 뉘우침과 인간의 회개(21:15-17)

“파멸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러 할 때 하나님께서 “뉘우치사” 칼을 든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신다. 그때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있었다(15절). 왕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다(17절). 다시 한번 17절의 내용은 8절과 함께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잘 보여 준다.

④ 새로운 제단(21:18-27)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방법을 다윗에게 알려주신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고 갓은 다윗에게 말씀을 전달한다. 다윗은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오르난에게서 그 땅을 사고(24-25절)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택하신 곳’(cf. 신 12:11)에서 드려진다. 그러기에 후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불로써 응답하신다(26절).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사무엘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다.

⑤ 하나님의 새로운 집(21:28-22:1)

간략한 신학적인 추가 내용은 왜 이스라엘의 주요 성소가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는지를 설명한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제사가 그곳에서 받아들여짐을 보고 더 이상은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묻는 일을 하지 않았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불렀다(22:1).

(2) 다윗의 성전을 위한 첫 준비(22:2-19)

지금부터 다윗에 관한 기사는 마지막까지 성전건축과 연관된다. 22장에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다”는 표현은 약간의 변화와 함께 여러 번 나오는데(2, 5-8, 10-11, 19절) 이는 22장의 지배적인 주제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돌, 철, 놋과 백향목과 더불어 이방인 노동자들을 모았다(1-4절, cf. 15-16절). 사무엘하(20:24)는 다윗이 강제 노역 제도를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였을 것이며 대부분의 재료들은 다윗의 전쟁 전리품들이었다(cf. 18:8, 11). 다윗은 성전 건축 사업의 막대한 책임에 비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5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6-16절)은 이 장의 중심으로써 다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솔로몬의 순종 준비(22:11-13)

②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통해 스스로 준비될 필요성(11-13절).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라는 표현은 솔로몬의 궁극적인 형통을 보장하며 “신약에서 성령의 가능하게 하는 사역을 미리 보여 준다.”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킬 때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며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연상시킨다.(22:11-13) “언약 조건을 적절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발효된다. 성경의 언약들은 사실 언약 중재자의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립됐다.” (마틴 셀만)

③ 충분한 재료와 숙련공의 제공(22:14-16)

③ 충분한 재료와 숙련공의 제공(14-16절).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재료들과 장인들을 준비해놓았다고 말하면서도 솔로몬에게 이에 더 하라고 명하며(14절, cf. 대하 2:1이하) 일어나 일하라고 재촉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cf. 11절)라고 격려한다.(23:11) 17-19절의 다윗이 ‘모든 방백’들에게 하는 격려의 말은 일차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를 ‘도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주셨으니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19절, cf. 28:8-9).

(3)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다(23:1-26:32)

22장이 성전 건축 재료와 건축가들을 준비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단락(23-26장)은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셀만은 역대기 저자가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① 저자는 다윗을 제2의 모세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예배를 구성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었다. ② 저자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예배에 기여한바를 보여 준다. ③ 후에 느헤미야는 그의 개혁에서 다윗의 권위에 근거하여 레위 사람들에 관한 관심과 정비를 호소하게 된다(cf. 느 12:45-47). 느헤미야는 예배의 개혁을 위해 레위 사람들이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다. “레위 사람들의 보조하는 지도력은 초대 교회 집사들의 역할과 비교할 수 있는데, 다른 이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하며 그것을 권고했다.” (마틴 셀만)

① 왕으로 임명된 솔로몬과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23:1-6)

저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왕상 1장)을 생략하고, 바로 레위 사람의 임무를 배정하고 조직한 일을 언급한다. 다윗은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 수는 38,000명이었다. 그 이 레위 사람들을 네 무리로 나눈다(1-5절): 성전의 일을 맡은 자(24,000명), 관원과 재판관(6,000명), 문지기(4,000명),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4,000명). 성전의 일을 맡은 그룹의 역할은 28-32절에서 상세히 다뤄진다. 찬송하는 자들은 25장에서 문지기와 관원, 재판관에 관하여는 26장에서 다뤄진다.

② 레위 사람들의 자손(23:6-23)

레위 사람들은 일반적인 구분을 따라 게르손(7-11절), 그핫(12-20절), 므라리 자손(21-23절)로 나누어진다. 특별히 모세의 후손들이 14-17절에 소개된다. 각 자손들의 이름은 셋째 세대에 이르면서 그 이름이 성경에 나타난 다른 명단들과 거의 다르게 나타난다.

a. 성전에서의 레위 사람들(23:24-32)

여기에 기록된 레위인들은 계수되었던 30세 이상의 사람보다 더 확장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다(24, 27절). 모세 시대에도 계수된 나이와 실제 사역에 참여한 나이가 달랐다(cf. 민 4:34-48, 8:24). 이들은 ‘성전의 일’(4절)을 맡아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명단은 24장에서 제사장들의 명단 뒤에(24:20-31) 나온다. 저자는 다윗의 입을 빌려 왜 다윗이 모세의 가르침을 수정했는가에 관한 신학적 이유를 설명한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고정된 장소이기에 예전의 ‘이동식 성막’을 섬기는 일의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25-26절).(23:25-26) ‘성전의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유지 위원회(28절), 둘째는 성물의 정결(28절), 셋째는 빵과 가루 준비, 특히 진설병(29절), 넷째는 하루 두 번 그리고 특별한 날에 찬양의 제사이다(30-31절).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30절)은 특별히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5절)과 겹치는 듯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찬양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반적인 레위 사람들일 것이다(cf. 대하 20:19). 이들은 돕는 자들로서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수종드는 일을 감당했다(32절).

b. 제사장과 레위 보조인들(24:1-31)

역대기서 가운데 여기에서 제사장이 가장 광범위하게 언급되지만 여기서는 전적으로 제사장들이 ‘섬김’을 위해 조직된 방식에 집중한다. 이 섬김의 두 측면이 강조되는데, 먼저는 24반열로 구분되어 직무가 맡겨진다는 것(1-19절)과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의 레위 보조인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20-31절). 24반열의 제도는 구약에서 여기서만 언급된다.(24:20-31)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었다(cf. 레 10:1-2). 그들은 자식이 없이 죽었고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사독, 아히멜렉)을 24반열로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3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두 배 더 많았다(16+8=24). 각 직무는 피차 균등하게 제비를 뽑아 맡겼다. 7-18절은 스물넷 가문의 명단이다. 이중 열두 이름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목록 전반에 흩어져 있지만 나머지 열두 이름은 성경에서 평행하는 이름이 없다. 후대 유대 관습에서 스물넷 구분은 48주의 음력에 근거했으며 각 제사장들은 일년에 두 번 일주일 동안 봉사했다.

20-31절은 레위 사람 가문에 관한 더 자세한 목록이다. 이 이름들은 실제로 23:16-23에서 반복된다. 편찬자는 당시의 이 가문의 대표자를 제시했을 것이다.

c. 음악가들(25:1-31)

다윗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 비파, 제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는”(“예언하는”-직역) 직무를 맡겼다(1절). 이들은 단지 악기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도 하였다(cf. 대하 20:14-아하시엘). 이는 선지자들의 특징이기도 했다(cf. 5절-헤만, 왕하 3:15-엘리사). 동시에 이들의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예언”으로 간주됐을 수 있다(마틴 셀만).(3:15) 우선 그들은 세 주요 가문으로 나뉘고(1-6절) 다음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균등하게 제비를 뽑아 스물 넷으로 구분하여 직임을 맡았다(7-31절). 첫째부터 열 넷째까지는 아삽, 여두둔, 헤만의 자손들의 이름이 교대로 등장하며 열 다섯째부터 스물 넷째까지는 헤만 자손의 이름이 나온다. 아마도 7-31절은 1-6절에서 한두 세대 후의 인물들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삽 자손들만이 첫 귀환에 참여했고(cf. 스 2:41, 느 7:44) 5세기 후반에 여두둔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했다(cf. 느 11:17, 22). 포로기 이후 헤만 자손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d. 문지기들(26:1-19)

이 단락은 가문의 우두머리 이름(므셀레먀, 오벧에돔, 호사)을 언급하는 것(1-12절)과 각 집단에 다양한 직책을 할당하는 것(13-19절)로 나뉜다. 문지기의 전체 인원은 93명(62+18+13)이었다. “복을 받은” 오벧에돔(4절)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문지기들의 명단이 25:7-31에 나오는 음악가들과 비슷하게 다윗보다 한두 세대 뒤의 사람들일 것이다.(4:4) 문지기들과 그다음에 나오는 곳간 맡은 자들에 관한 언급이 역대기서의 주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들에 관한 소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 준다. 즉 모든 업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다(12절). 때로 문지기들은 특히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래에서(대하 23:4-6, 19), 히스기야(대하 31:14-19)와 요시야(대하 34:9-13)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대하게 기여했다.

(4) 다른 지도자들이 성전을 준비하다(27:1-34)

본 단락에서는 군사 관원들(1-15절), 지파 관원들(16-22절), 및 왕의 재산을 책임지는 관원들(25-31절)을 다룬다. 이는 23:1의 왕의 가문과 함께 왕의 관원들(27장)이 성전 건축 사업에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① 군대의 반열(27:1-15)

군대는 매달을 위한 12반열로 나눠졌으며 각 반열이 24,000명씩이었다. 열두 지휘관 가운데 여섯은 유다에서(3, 7, 8, 11, 13, 15절), 둘은 에브라임 자손에게서(10, 14절), 하나는 레위 사람에게서(5-6절), 하나는 베냐민 사람에게서(12절) 나왔고 둘은 출신이 알려지지 않았다(4, 8절). 11:11-31과 비교 할 때 여러 이름들이 철자나 덧붙여진 아버지 이름에서 차이가 있다. 한 군대를 책임지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5절)은 주목할 만하다.

② 지파의 관할자들(27:16-24)

총 12지파가 언급되긴 하지만 아셀과 갓은 생략되었고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눠서 지도자를 각각 언급한다. 짧지만 중요한 단락(23-24절)은 왜 군대에서처럼 지파에 관한 통계를 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것도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한다(24절). 또한, 이스라엘의 ‘하늘의 별’같이 많은 수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였음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23절, 창 15:5, 22:17, 26:4).

③ 왕의 관원들(27:25-34)

25-30절의 관원들은 모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었다. 각종 곳간과 농민 관리, 포도원과 가축들을 맡은 자들이었다. 왕의 모사들(아히도벨, 후새, 요나단, 여호야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개인 고문들이다(32-33절, cf. 18:14-17). 아비아달과 요압(34절)은 다윗의 도피 시절 초기부터 밀접하게 연결됐고 압살롬의 반란 때도 충성했지만 결국, 아도니야를 지지했다(왕상 1:7).

(5) 다윗의 성전을 위한 최종 준비(28:1-29:25)

28장은 22장 마지막에서 멈췄던 성전 건축 준비를 재개한다. 28장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1-10절, 주로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연설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선택한 자라는 것을 확증한다.

둘째, 11-19절,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며 하나님께서 제시한 성전 설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셋째, 20-21절, 솔로몬에게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최종적인 권고이다.

다윗은 22장에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비슷한 연설을 했지만 여기서는 강조점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있으며 성전 건축이 민족적 과업임을 강조한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8, 21절). 또한, 중요한 강조점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cf. 7-8절). 그러나 이 장을 관통하는 실제적인 주제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이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을 세우신 분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회를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다.

“[이 성전 계획은] 강력한 왕이나 건축 전문가의 도안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과 성령을 통한 글로 소통된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이다(12, 19절)… 구약 성전이 다윗 언약의 외적이며 보이는 표시였듯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고후 6:16)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의 표시다. 교회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며, 성령이 계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계획의 결과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엡 2:19-20, 교전 3:10), 건축 작업은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을 위한 준비이며(엡 5:25-27),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이어진다(엡 2:21-22).” (마틴 셀만)

① 다윗이 ‘성전 건축가’(솔로몬)에 관해 말하다(28:1-10)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1절)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성전 건축 계획에 관해 말한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부른다(2절, cf. 시 132:7-8, 14). 그는 자신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을 택하여(5절) 그를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히시고(5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6절).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약속까지 하셨다(7절).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8절).

9-10절은 솔로몬에게 말한다.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의도를 아신다.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9절) “그런즉 너는 삼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10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주요 임무에 순종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cf. 왕상 11:4-6). 그럼에도, “여호와의 나라”(5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유지되었다.

②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다(28:11-19)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준다. 이는 12절과 19절에서 강조되는데 설계도는 “영감으로 받은 것”(‘성령이 그의 마음에 모두를 두었다’-직역)이며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그려 알려주신 것”(‘여호와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그 모든 것을 알려 주셨다’-직역)이다. 처음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졌듯이(cf. 출 25:40, 26:30, 39:32, 43, 히 8:5) 성전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계시하셨으며 솔로몬은 이 설계도(명령)를 따라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세부 지침은 성전 구조(11-12절), 성전의 인력(13절), 성전의 내용물(14-18절)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11절의 ‘속죄소’(‘속죄의 자리를 위한 공간’ NRSV)라는 용어는 오경 밖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된다. 이는 성막과 성전의 개념적인 연결을 강화하며 성전이 ‘희생제물을 위한 성전’이며 용서와 치유의 장소(대하 7:12, 14)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성전 물품, 그릇이나 도구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이는 이전 예배와의 연속성과 성전이 온전히 운영됐다는 사실을 나태냈다.

③ 다윗이 솔로몬에게 위탁하다(28:20-21)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 같다.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실 것이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유능한 기술자들과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이 솔로몬의 명령 아래서 도울 것이다.

④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별을 위해 호소하다(29:1-5)

이번에는 온 백성을 구성된 마지막 모임이 이틀 동안(cf. 21절) 지속됐다. 이 모임은 성전을 위한 선물을 드리고(1-9절) 솔로몬의 왕권을 확증하는(21-25절) 이중 목적이 있었다. 다윗은 온 회중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의 대사명에 비해 택함 받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한다(1절).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개인 소유(보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며 누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묻는다(5절). 셀만은 이 표현이 히브리 관용어구로서 자신을 성별할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본다.

⑤ 성전을 위한 선물(29:6-9)

지도자들과 백성은 다윗의 호소에 반응하여 엄청난 양의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다윗 왕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림(cf. 출 35:5, 21-22, 29)으로 모두 기뻐하였다(9절, cf. 17, 22절). ‘다릭’(7절)은 BC 515년 이후에 제조된 동전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역대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음을 확증한다. 만 디릭은 약 85kg이다.

⑥ 다윗의 기도(29:10-20)

이 기도는 ‘모든 성경의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기도’에 속한다(R.E. Clements).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옮겨 가도록한다(cf. 14절). 일부 표현은 주기도문에서 발견된다(cf. 11절, cf. 계 5:12).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10-13절), 성전 기금을 위해 기부한 부의 원천이시다(14-16절).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즐거이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17절) 하나님께 미래 세대와 솔로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호소한다(18-19절, cf. 11절-‘주권’/‘왕국’).

역대기에서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다윗의 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이 기도는 다윗의 세 개의 중요한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한다(cf. 16:8-36, 17:16-27). 세 개의 기도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신실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약속을 지키시기를 간구하며 마무리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간 대표자에 의해 제한 되거나 국한되지 않는다…그 나라의 토대는 하나님 자신, 그분의 자질과 속성과 행위이고, 그 나라의 자유와 명성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없다고 해도 방해받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옴으로(14절), 인간의 성공과 번영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진리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신약에서 이 주제는 더 깊이 발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인적 차원과 신적 차원을 통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으로 계시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자기 백성에게 관대하게 베푸는(대상 29:1-9, 17-18, 고후 8:9) 지상의 성격을 지닌다. 이 나라는 영속적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역대기서 저자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계 1:9)로 부름을 받았다.” (마틴 셀만)

⑦ 왕으로 임명된 솔로몬(29:21-25)

모임의 둘째 날(21절)은 솔로몬의 기름부음에 집중한다(22절). 솔로몬은 ‘다시/두 번째로’ 기름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을 사석에서 왕으로 임명한 때를 뜻한다(cf. 23:1).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옹립과 관련하여 아나니야의 반란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도리어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24절)했다고만 기록한다. 그러나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22절)는 언급은 아도니야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의 몰락을 암시해 준다(cf. 왕상 2:26-27, 35).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 심히 크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25절).

⑧ 다윗을 위한 마무리 공식(29:26-30)

저자는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는 것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끝맺는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갔다(28절). 다윗의 부와 존귀 및 솔로몬의 위엄(25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오는 언약적 축복이었다. 저자는 더 자세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선지자의 글들을 언급한다(29절).




6.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다(1:1-2:18)

역대기서 저자가 솔로몬을 제시하는 전체 내용의 바탕에는 ‘언약 주제’가 깔려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세부 내용과 사건들이 열왕기서에 비해 많은 부분을 생략해가며 저자는 성전 건축과 봉헌(3-7장)을 이야기의 중심에 둔다.

(1) 솔로몬의 위엄(1:1-17)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으며 그와 함께해주심으로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결과이다.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3절) 놋제단에서(5절)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6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하신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주의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한다(10절). 그러나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며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고 요청한다(9절). 솔로몬의 왕권의 견고함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이에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12절). 문자적으로 “재판하다”는 사사기를 포함하여 역사서에서는 종종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14-17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부에 관한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 준다. 솔로몬의 부의 주요 원천은 말과 병거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었다. 그의 시대에 은금과 백향목이 흔할 정도였다(15절). 애굽은 말과 병거를 제공했으며 구에(로마의 시실리아)에서도 가지고 왔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부를 축척한 것에 대해 모세의 율법(신 17:14-20)을 어겼다는 부정적인 암시를 하지 않는다(cf. 9:25-28).

(2) 솔로몬의 준비(2:1-18)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역대기서의 관심은 성전 건축이다. 그러므로 열왕기서에 나타났던 행정, 교육 개혁과 몇 가지 건축 활동 등 여러 내용들이 생략된다(cf. 왕상 3:16-4:34, 7:1-12). 본 장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교차 대구 패턴을 이룬다.

초점은 후람이 솔로몬의 요청에 응하며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탠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함께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성전 재건의 역사도 결국,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cf. 스 1:1-4, 6:1-14).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약의 교회는 바로 모든 민족 사람과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다(cf. 엡 2:19-22).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숙련공(7절)과 목재(8-10절)를 보내달라고 한다. 그는 이 요청서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4절) 큰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5절)고 선언한다.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숙련공(13-14절)과 목재(16절)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거래(15절)일지라도 후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11-12절) 예의를 갖춘다. 후람이 회심하거나 개종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신학적 선언은 역대기에서 중대한 지점에서 나온다(cf. 9:5-8, 36:22-23).

17-18절에서는 비이스라엘 노동자를 조사한다(cf. 왕상 5:13-18). 그들은 모두 153,600명이었다. 저자는 여기서 성전 준비가 이제 마무리 됐다는 표시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했으며, 가나안에서 비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에 초점을 둔다.




7.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3:1-5:1)

역대기서는 성전 건축에 모든 초점을 두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에 비해 훨씬 짧은 구절로 실제 성전 건축을 묘사한다(cf. 열왕기상은 6-7장에서 궁궐 기사를 빼고 77절로 기록된 반면 역대하 3:1-5:1은 44개의 절로 기록된다). 그런 다음 성전 개관식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한다(5-7장). 즉 저자는 성전 건축의 세부 내용보다 그 의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3장은 휘장문(14절)과 기둥(15-17절)에 관한 짧은 언급과 더불어 낭실(4절), 주요 성소(5-7절), 지성소(8-14절)를 시작으로 건물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성전 건축 착수(3:1-4)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곳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cf. 창 2: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장소를 지시하셨고 또 이곳에서 지낸 제사를 받으셨다.

성전 지대는 60X20규빗(대략 27mX9m)이었으며 낭실(현관)의 길이는 20규빗에 높이가 ‘120규빗’이었다. ‘120규빗’에 대해 어떤 학자는 맛소라 사본이 부패된 것으로 보며 열왕기상(6:2)의 30규빗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입구 높이가 120규빗, 성소 높이가 30규빗, 지성소 높이가 20규빗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Johnstone). 열왕기는 성전이 3층 높이였으며 방들이 성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고 기록한다(왕상 6:10).

(2) 금으로 꾸민 성전(3:4-13)

금으로 입혔다는 말은 낭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쪽을 말하는 것이다(cf. 왕상 6:3). 대전(main hall, 복도, 큰 방)은 금으로 입혔고 종려나무와 사슬형상을 새겼으며 보석으로 꾸며졌다(5-6절). 성전뿐만 아니라, 들보, 문지방, 벽과 문짝 그리고 다락들도 금으로 입히고 벽은 그룹들을 새겨넣었다(7, 9절). 종려나무와 그룹은 에덴동산을 연상케 한다(cf. 겔 31:2-9).

지성소(8-13절)는 실제로 완전한 정방형이었으며(cf. 왕상 6:20) 순금 600달란트(32,400kg)로 입혀졌다. 그 안은 금으로 입힌 두 그룹의 형상이 있었으며 각각 서로 날개를 펴서 총 20규빗이 되었다.

(3) 휘장과 기둥들(3:14-17)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베로 만들었고 거기에도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디둘 둘을 세웠는데 높이가 35규빗(아마도 두 기둘이 길이를 합친 것일 것이다-cf. 왕상 7:15 ‘각각 18규빗’)이었으며, 그 기둥 머리에는 석류모양이 달린 사슬이 달려있었다(cf. 왕상 7:20). 이 기둥은 야긴(‘그가 세우다’)과 보아스(‘힘이 그에게 있다’)라고 불렀다.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과 성전을 건축안 왕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4) 성전 설비(4:1-22)

3장이 건물의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4장은 건물의 기구와 설비에 초점을 둔다. 셀만은 성전 디자인의 토대를 이루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며 이 원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의 성소를 보여 준다는 것(cf. 히 8:1-10:25)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장에 나타난 세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전 구조와 설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리킨다. ② 성막과 성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를 강조하는것은 성전이 대변하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귀환한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예배 공동체로 남아 있었다. ③ 세부 내용은 솔로몬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지침(대상 28:11-19)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장의 구조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cf. 왕상 7:13-51).

① 성전 설비(1-11a절): 놋 제단(약 9×9×4.5m), 놋 바다(소 받침), 물두멍 10개, 금 등잔대와 상 각각 10개, 금 대접 100개, 제사장의 뜰, 큰 뜰(회중을 위한 뜰, cf. 6:13)과 금 문, 솥, 부삽, 대접

② 후람의 놋 작업에 대한 요약(11b-18절): 기둥 둘과 석류 400개, 받침과 물두멍, 바다와 소 12마리, 솥, 부삽, 갈고리, 각종 그릇들

③ 금으로 된 물건에 대한 요약(19-22절): 금제단, 진설병 상, 순금 등잔대와 등잔, 순금 꽃, 부젓가락, 순금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금 문.

놋으로 된 물건은 모두 성전 입구와 관련되지만, 금으로 된 물건은 성전 내부에 제한된다. 역대기 저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금과 놋이 만든 전반적인 인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받침에 관한 세부 묘사는 생략할지라도(왕상 7:27-37),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장소를 모두 말하는 특징들을 추가한다(6b-9절).

(5) 전체 작업 완성(5:1)

이렇게 성전과 모든 기구들의 일이 마쳤다. 저자는 다윗이 드린 은금과 기구를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성전 완공이 다윗과 솔로몬의 협력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제는 특별한 개관식이 남았다(5-7장).




8.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다(5:2-7:22)

성전 봉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와 구름이 성전을 차지한다(5장).

둘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6장).

셋째, 하나님께서는 불과 희망의 메시지로 응답하신다(7장).

(1) 언약궤와 구름(5:2-14)

5장은 성전에 비치하는 마지막 행위, 즉 지성소에 언약궤를 설치하는 일(4-10절)에 집중한다. 구름과 마찬가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심을 확증하며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킨다(cf. 7-10절).

저자는 성전 봉헌식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3, 6절), 장로들(2, 4절), 지파의 우두머리(2절)를 언급하지만 열왕기상 8:1-2에 있는 솔로몬에 관한 언급(‘자기에게로’)은 생략됐다. 레위 사람들은 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기브온에 있던 회막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4-5절, cf. 대상 16:37-42).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회중은 궤 앞에서 수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이어받아 지성소 안 두 그룹 사이에 안치하였다.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두 돌판만 있었다(10절). “이것은 역대기에서 시내 산 언약에 대해 흔치 않게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출애굽이 성전과 다윗의 왕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를 이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cf. 대상 17:5, 21).” (마틴 셀만)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상(8:10)의 기록에 영광의 구름이 왜 성전에 가득했는지에 관한 두 가지 이유를 더한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열광적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고(11절), 다른 하나는 기브온(헤만, 여두둔)과 예루살렘(아삽)에서 온 레위 사람들의 연합 찬양대가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적 사랑’[헤세드]에 대해 찬양했다는 것이다(12-13절). 하나님께서는 구름(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채우셨다. 이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cf. 출 40:34-35).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구약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께만 국한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자들에게도 허락된다(고후 3:18).

(2) 솔로몬의 찬양과 기도(6:1-42)

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다(6:1-2)

“캄캄한 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신비롭게 임하는 구름과 연결되고(출 20:21, 신 5:22),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과 연결된다(욜 2:2, 습 1:15).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며(21절) 사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cf. 18절)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지은 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신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②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솔로몬의 증언(6:3-11)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증언한다(4-6절). 또한,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예언이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결국,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음을 강조한다(7-10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가 성전에 안치 됨을 증언한다(11절). 시내 산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기반을 이룬다는 사실은 역대기서에서 자주 상기되는 것이다.

③ 솔로몬의 봉헌하는 기도(6:12-42)

솔로몬은 특별히 만든 놋 연단에 올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한다.

b. 중재의 기본적인 원리(18-21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셨으니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달라고 간구한다. 주의 종(솔로몬)과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기도 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것이다(21절). 용서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속죄제)를 근거로 일어나며 기도를 통해서 적용된다.(6:21)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도록 초대받는데, 그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필요한 때 자비와 은혜를 약속한다(히 4:16).” (마틴 셀만)

c. 기도를 하는 상황(22-40절)

솔로몬은 일곱 가지 다른 시나리오(맹세, 전쟁에 패함, 범죄로 인한 가뭄, 기근/전염병/적국/재앙/질병, 이방인, 전쟁하러 나갈 때, 포로 되었을 때)를 가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에서/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어떤 시나리오는 언약 저주(신 28:15-68)와 관련되는데, 이는 심지어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징벌도 회개와 기도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28:15-68)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다(30절). 그러니 진정한 재판관으로서 그의 행위 대로 갚으시고 공의로운 자를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23절).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인 성전(속죄제)를 의지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33절). 특별히 “사로 잡혀간 땅에서”(37절)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며 “온몸과 온뜻으로 주께 돌아와서”(38절)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39절)해달라는 기도는 저자 당시에 가장 필요한 기도였을 것이다.

(3)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7:1-22)

7장은 역대기서의 중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다. 이 장은 평행하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공적이며 극적인 응답(1-10절)과 용서와 치유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진실됨(11-22절)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① 하나님의 불과 영광(7:1-3)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심으로 응답하셨다(1, 3절). 불은 제단의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로 인하여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cf. 5:14).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했다.

② 이스라엘의 희생제물과 찬양(7:4-10)

솔로몬은 수 많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성전 봉헌식(낙성식)을 행했다. 어찌나 제물이 많았던지 놋 제단에서 감당하지 못하여 성전 앞뜰 가운데를 구별하여 그곳에서 제물을 같이 드렸다(7절). 이행사는 7일 동안(7월 8~15일) 거행되었는데 이후로 장막절(초막적, 수장절)로 7일(15~22일)을 더 절기를 지켰다. 핵심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함께했으며(8절, cf. 대상 13:5)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사실이다(10절).

③ 하나님의 약속(7:11-22)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사 그가 원하는 바(전과 왕궁에 대하여 이루고자 한 것)를 다 형통하게 이루게 하셨다(11절). 왕궁 건설에 13년이 걸린 것을 염두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분명 13년 후일 것이다(cf. 왕상 7:1, 9:1). 하나님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뉘며 교차 대구를 이룬다.

b.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13-1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14절).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15-16절). 회개는 이제부터 역대기에서 계속 새롭게 두드러지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성전은 회복과 용서를 위한 토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르호보암(12장), 히스기야(30장), 므낫세(33장)은 스스로 낮추는 자의 모델이된다.(7:15-16)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14절)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치유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c.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를 확증하신다(17-18절)

하나님께서는 만일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면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언급하신다. 셀만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 언급될 때 드러나는 작은 변화(“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주목한다.(7:17-18) “요점은 솔로몬을 메시아적인 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7절은 그의 인간성과 순종의 필요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윗 혈통의 미래를 보증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할 권위를 지녔다.” (마틴 셀만)




9.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다(8:1-16)

솔로몬 통치의 마지막 단락(8-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취하신 모든 일에 관한 찬양이라는 주제에 집중한다. 사실 역대기서 저자의 목적은 솔로몬의 약점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특히 왕상 11:1-40),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1) 솔로몬의 다른 건축 작업(9:1-6)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 건축했다. 그리고 두로와 북서 경계(2절), 아람과 인접한 북동 지역(3-4절), 남동쪽(5-6절)의 땅들에도 다양한 건축사업을 이루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건설 자업과 마찬가지로(대상 11:8-9), 이것들은 하나님의 축복 및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약속의 징표였다(대상 17:10).

(2) 솔로몬 왕국에 있는 이방인들(9:7-11)

여기서 세 집단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때 다 멸하지 않으므로 남았던 옛 가나안 족속들의 자손들로 솔로몬이 이들을 역군(‘국가 노예’)으로 삼았다(8절). 둘째 집단은 군대와 건설 사업에서 지휘를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다(9-10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이다. 솔로몬은 그녀를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거룩함과 부정함(이방인)에 관한 신앙에서 비롯된 판단이었다(11절).

(3) 성전 의식과 인력(9:12-15)

적절한 제물(12-13절)과 인력(14-15절)으로 성전 예배를 정기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국가의 번영을 지속하는 토대가 된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또한, “다윗의 규례를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는 일과 문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15절).

(4) 솔로몬의 작업에 관한 요약: 완성된 성전(9:16)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 공사를 결점 없이 끝냈다. 솔로몬의 모든 건축 작업은 성전으로 요약된다. 이어지는 축복(8:7-9:28)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처음 기도(1:7-12)에 관한 응답으로 베푸신 추가적인 축복을 나타낸다.




10. 솔로몬의 위엄(8:17-9:31)

이 단락은 솔로몬의 국제적인 관계에 집중하며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한다. 열왕기상 11:1-40을 밀접하게 따르지만 솔로몬에 관한 비판은 생략한다. 이러한 생략은 솔로몬을 미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독자들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에 이미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한다(cf. 29절-‘아히야의 예언’). 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명성(1:12)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셨음을 보여주는 데에 관심이 있다.

① 솔로몬과 두로 왕(8:17-18)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과 함께 해상무역을 하며 오빌(아라비아 어느 지역)에서 많은 금과 백단목, 보석을 모은다(cf. 왕상 9:26-28). 무역을 통한 이익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시된다. 오빌과의 거래를 통해 솔로몬의 명성은 아라비아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으며 오빌과 가까운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다.

② 솔로몬과 스바 여왕(9:1-9)

스바 또는 사바 왕국은 현대의 예멘과 상응하며, 유향과 몰약으로 유명하였다(cf. 겔 27:22-23). 여왕의 방문은 무역과 관련됐을 것이다(cf. 12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솔로몬을 시험하였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것에 모두 대답하여 그의 지혜를 증명하였다. 여왕은 자신이 본 것 때문에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4절). 그러면서 솔로몬에 관한 소문이 과연 사실이었다고 하며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고 축복하였다. 또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선언한다(8절). 8절의 찬양과 선언은 역대기의 신학적 평가와 일치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신 이유(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와 동기(이스라엘을 사랑하심),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이 잘 나타나있다.

(2) 솔로몬의 지혜, 명성과 부(9:13-28)

이 단락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요약한다. 솔로몬의 매년 금 수입은 666달란트(약 22톤)이었다. 그중 많은 부분은 다시스에서 가져왔다(21절). 솔로몬은 금으로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어 보관하였고 상아로 만든 큰 보좌도 금으로 입혔으며(17-19절) 모든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흔하게 여겼다(20, 27절).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22절).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명시한다(23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는(26절) 사실은 그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의 부가 어떻게 축적됬는 지를 보여 준다(24, 28절). 25절의 외양간, 말, 병거의 숫자는 열왕기 상 4:26, 10, 26에 비교하여 맞지 않는 면이 있지만(cf. 논의를 위해서는 셀만의 주석을 보라) 이는 솔로몬의 엄청난 부를 단면적으로 보여 준다.

(3) 솔로몬을 위한 마무리 공식(8:29-31)

이 단락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왕 통치에 관한 마무리 공식의 양식을 따른다. 자세한 정보의 출처를 언급할 때 솔로에 관한 신앙적 비판이 들어 있는 “아히야의 예언”(cf. 왕상 11:29-39)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저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감추려는 같지는 않다.






III. 유다 왕국(대하 10:1-36:23)


1. 르호보암(10:1-12:16)

(1) 이스라엘이 유다와 분리하다(10:1-19)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리고 죽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셈겜에 모여 왕권의 조건을 협상하길 원했다. 그 자리엔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 가 있던 여로보암도 있었다(2절). 저자는 독자들이 열왕기상 11:26-40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전제한다. 이처럼 저자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피해가려 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진술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4, 9-11, 14절). 백성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삼 일 후에 답변을 하였으나 원로들의 현명한 가르침을 거부하고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고 하였다(6-8, 13-14절).

저자는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평가한다(15절). 이는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하셨던 예언대로(왕상 11:31, 35)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예언으로 인하여 르호보암의 죄와 어리석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13장(7절)에서 르호보암을 어리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분열의 순간에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은 생략된다. 그저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담담히 기록할 뿐이다(16절). 이렇게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19절, cf. ).

(2) 르호보암의 강성함(11:1-23)

르호보암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에서 18만의 용사를 모았다. 그러나 그들이 싸우러 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전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4절) 각자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2장(12-24절)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이후로의 내용들은 성경 다른 곳에 병행하는 구절이 없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 방비하는 성을 건축하였다(5-12절). 총 15 성읍이 소개되며 저자는 반복하여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강하게 하였다고 강조한다. 이러함으로 분단의 경계가 분명해졌다. 그러나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대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넘어왔다. 이는 여로보암이 그들을 해임시키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따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다(15절, 왕상 13:33).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우상숭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16절)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들로 인하여 르호보암의 나라는 위기 순간에도 강성해질 수 있었다(17절, cf. 12:1).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16절)이 유다로 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데 이들은 한마음으로 바른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넘어 온 백성들이었다. 포로귀환으로 돌아와 정착한 일차 독자들에게 이들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큰 도전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18-23절에서 르호보암의 아내들(18명과 첩 60명)과 자녀(아들 28명, 딸 60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cf. 신 21:15-17) 가문의 축복 그리고 ‘르호보암의 지혜’(23절)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기록한다. 이는 열왕기의 저자가 르호보암에 대해 “악한 왕”(왕상 14:22)이라고 단호하게 평가하는 것과는 상반되어 보인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역대하 7:13-14절에 묘사된 용서와 회복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간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3) 르호보암의 회개(12:1-12)

11장에서는 남유다가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던 이유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넘어온 레위인들과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11:16-17)때문이라는 것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 졌을 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본받아 “신실하지 못했다”([마알], 2절). 열왕기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cf. 왕상 14:25-28) 역대기 저자는 바로 이 이유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정복해 올라오며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2, 4절).

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5절, cf. 대상 28:9, 20, 대하 15:2, 24:20).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한다(“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남유다를 전부 멸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신다(7절). 결국,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스스로 겸비함”으로 인하여 노를 돌이키시고 다 멸하지 않으셨다(12절).

이 짧은 전쟁 기사의 주제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한 자들”을 들으시고 회복하신다(cf. 13절)는 사실이다. 멸망해야 당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시며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일한 왕이 몇 구절 가지 못해서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14절)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르호보암에 관한 최종 평가는 열왕기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독자들에게는 큰 도전을 던져 준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

・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열왕기 부분을 참고할 것




2. 아비야와 아사(13:1-16:14)

13-16장은 여호와에 관한 신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동사인 “의존하다”[샤안]은 여기서 5번 나오고(13:18, 14:11, 16:7, 8) 역대기서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주제는 또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13:10-11)과 “구하는 것”(14:4, 7, 15:2, 4, 12, 15, 16:12) 사이의 대조로 발전된다.

① 소개 공식(13:1-2)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렸다. 아비야의 어머니 미가야(=마아가-11:22)는 우리엘의 딸인데, 우리엘은 압살롬(=아비살롬, 왕상 15:2)의 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가야/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가 된다. 저자는 아비야에 관한 신학적 평가를 생략하고 이어지는 하나의 전쟁 기사 속에 나타난 아비야의 신앙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②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내전(13:2-19)

아비야는 군사 숫자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 언약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 유다와 싸우지 말것을 연설한다(5-12절). 이 연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아비야의 강성함 그리고 마무리 공식(13:20-14:1)

여로보암는 강성하지 못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졌다.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자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었다고 말한다. 반면 아비야는 죽어서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이러한 언급은 아비야의 아내와 자녀의 숫자를 언급하는 것과 함께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저자는 이렇게 아비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한다. 이는 열왕기서의 평가와는 모순되어 보인다.

“[열왕기서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왕상 15:3)라고 혹평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기서 저자는 개별 왕들의 개인 생황이나 영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발전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아비야는 그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한 일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이유에서 13장은 거의 전적으로 여호와의나라(cf. 8절)에 관한 단 하나의 사건에 집중한다.” (마틴 셀만)

(2) 아사(14:2-16:4)

셀만은 아사의 언약 갱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교차 대구적 구조를 분석한다.

①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번성하다(14:2-7)

저자는 아사왕에 대해 열왕기상(5:11)의 긍정적인 평가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평가는 추가하는데(2절) 이는 명백히 히스기야에 관한 평가(31:20)와 평행을 이룬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사와 히스기야의 공통점들을 나열하며 보여 준다(cf. 하나님을 찾음, 온전히 율법과 명령을 순종함, 우상 제거, 회합과 언약 갱신 그리고 질병을 격게 됨). 아사는 종교개혁을 하는 데(3-5절) 특별히 ‘아세라 상을 찍었다’는 표현은 신명기 7:5에 나오는 표현으로 아사가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다(cf. 4절).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6절). 저자는 아사의 입을 빌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평가한다(7절).

②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다(14:8-15)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군의 거의 두 배의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라는 지역에 나타났다. 구스(에디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는 외딴 지역이고 현대의 남수단과 일치한다(cf. 대상 1:8). 이 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돕는 자이시며 유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한다(cf. 20:15-야하시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11절).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패망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다(12-14절).

③ 아사가 선지자의 말씀에 순조하다(15:1-8)

14장 2-7절에 언급되었던 개혁이 15장에서는 아사랴의 예언(1-8절)과 언약식(9-15절)로 더 자세히 기록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주제는 14장에 이어지며 예언(2, 4절)과 언약(12-13, 15절)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아사랴(오뎃의 아들)에게 임하여 아사 왕에게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① 너희가 여호와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②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③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2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6절).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아마도 사사시대)를 언급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증언한다(4절). 이 예언은 일차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사는 선지자 오뎃(혹은 그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하였으며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다(8절). 독자들 역시 아사의 순종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④ 아사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15:9-19)

아사의 개혁과 언약식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도 함께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하심을 보았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9절). 아사와 제15년 셋째달(칠칠절/오순절)에 모인 무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했다(12, 14절). 그 맹세의 내용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16:12)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언도 있었다. 저자는 다시 한번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15절)는 표현은 구약에서 유일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2절) 행하신 것이다.

저자는 아사의 긍정적인 행위들로 15장을 마무리한다. 아사는 어머니(할머니) 마아가의 아세라상을 찍었으며 그녀를 폐위시켰다(16절). 또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평가도 아사의 헌물과 연관짖는다(18-19절). 또한, 16장에 이어질 아사의 신앙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평가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열왕기상 15:14과는 일치하지만 14장 3, 5절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14:5은 “유다 성읍”이라고 구분해 준다.

⑤ 아사가 벤하닷과 맺은 언약(16:1-6)

16장은 아사의 마지막 5년을 다룬다. 15:17에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는 평가와는 다르게 그는 말년에 신앙의 퇴보를 보인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 왔을 때 그는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여 그와 국제 조약을 맺는다(3절). 그의 조약은 이전 하나님과 맺은 언약(15:9-15)을 부정한 것이다. 또한, 그는 ‘여호와의 전쟁’ 원리도 거부했다(cf. 14:9-15).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전쟁 패배로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승리로 나타난다. 게다가 바아사가 라마에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미스바를 건축하는 표면적인 성공까지 보여진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나타나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나타난다.

⑥ 아사가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다(16:7-10)

아사는 선지자(하나니)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며,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지적 받는다(7, 9b절).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아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하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핍박하였다(10절). 하나니의 심판의 말씀 속에는 일차 독자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9a절).

⑦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16:11-12)

아사는 그가 죽기 3년 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 성경은 병의 치유를 위해 의사를 찾는 것 자체를 불신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본문의 초점은 아사가 여호와를 “찾지”([다라쉬] =15:2, 12) 않았다고 평가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언약’을 어겼으며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15:12-13)을 드러내는 것이다. 셀만은 여기서 ‘의원’[라파]이 ‘조상들’이나 ‘영매’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⑧ 마무리 공식(16:13-14)

아사의 장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그에게 돌려지는 특별한 영예를 보여 준다. 이는 아마도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는 유효했다는 표시일 것이다(cf. 14:2, 15:7).




3. 여호사밧(17:1-21:1)

(1) 서곡(17:1-19)

17장은 18-20장에 대한 일종의 서곡으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질 많은 주제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6절은 주요 주제가 소개되며 7-11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는 주제들이 나오고 12-19절은 군대조직에대해 이야기한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었다(1-2, 12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셨는데 이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계명을 행했기 때문이었다(3-4절).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주제는 중요 주제인데 이 표현은 앞으로 19:6, 11, 20:17에도 반복하여 나온다. “찾는다”[다라쉬]는 표현도 또 등장한다. 여호사밧은 군사적 강화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도 단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5절).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의 특징은 그가 종교지도자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두루다니며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이다(7-9절). 이러한 개혁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평화가 있게 하셨다(10절, cf. 20:29).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을 바쳤다(11절). 남유다의 군사력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많은 공사들을 했으며 큰 군사들을 두었다. 여기서는 ‘자신을 즐거이 바친’ 아마시야(16절)를 포함한 5명의 큰 용사를 소개하며, 왕이 온 유다 견고한 성읍에 군사를 두었음을 언급하며 마무리한다(14-19절).

(2) 여호사밧, 아합 그리고 선지자들(18:1-19:3)

본문은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따르면서도 역대기서의 주요 관심을 반영한다. 첫 번째 관심은 미가야의 예언의 중요성이다(cf. 18:7-27, 19:1-3). 두 번째 관심은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cf. 18:1-2, 19:1-3).

① 전쟁을 위한 동명(18:1-3)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가문과의 혼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길르앗 라못에 아람군을 치러 함께 가자는 아합의 제안에 적극적 수긍하고(3절) 도운 일은 나중에 예후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책망받는다(19:2).

② 선지자들과 전쟁(18:4-27)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라고 하며 적극 함께 싸우겠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묻자고 제안한다. 이에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는데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말한다(5, 10-11절). 그러나 참선지자 미가야는 끝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16절). 그러면서 미가야는 자신이 본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합을 꾀어 죽게할 영(‘거짓말하는 영’)이 보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18-22절). 그럼에도,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장으로 나간다.

③ 미가야 예언의 성취(18:28-34)

여호사밧은 결국, 아합과 함께 전쟁터로 나간다. 아합 자신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다. 이스라엘 왕만을 노리던 아람군은 처음에는 여호사밧을 발견하지만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그친다. 저자는 일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아람군이 떠나게 하셨다고 말한다(31b절, cf. 이 표현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셀만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것은 기도이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아합 왕은 변장에도 불구하고 한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부상당한채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었다(34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cf. 왕상 22:38).

④ 예후의 예언(19:1-3)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니(16:7)의 아들 선지자 예후는 이전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책망했던 것처럼(cf. 왕상 16:1) 여호사밧을 책망한다. 아합은 악한 자였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인데 그를 돕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다(2절, cf. 20:35). 그럼에도,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언급하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언급한다(3절). 실제로 다음 기사들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3)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19:4-11)

여호사밧은 “다시”(cf. 17:7)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함으로써(4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반응한다. 그는 유다 온 성에 재판관을 세웠으며(5절, cf. 신 16:18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속한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 그들로는 재판을 하게 하였다(8절). 본문은 여호사밧의 임명한 그룹들에게 전한 두 연설(6-7, 9-11절)이 주를 이룬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6, 11절) 공평하게 재판하고(7절),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이다(10절). 이러한 강조는 신명기(16:18-20, 17:8-13)에서도 발견된다. 결국, 이 개혁은 모세의 언약의 원리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4) 여호사밧의 신앙(20:1-30)

① 유다가 침략당하다(20:1-2)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바다(즉 사해)를 건너 엔게디(사해 서부 해안가의 중심)까지 침략해왔다. “그 후에”(여호사밧이 개혁을 단행한 후에)라는 표현에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② 여호사밧이 기도하다(20:3-13)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절망대신 기도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했다. 그는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불러 간구한다. 그의 기도(6-12절)는 역대기서 내러티브의 핵심 지점에서 나오며 네 단락으로 나눌수 있다.

③ 야하시엘이 예언하다(20:14-19)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야하시엘(14절, cf. 대상 16:4)에게 임하신다. 야하시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15-17절)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두려워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15b절). 전쟁터에 나가서 연합군을 맞서라는 구체적인 행동방침이 주어지지만(16절) 결국, 이 전쟁은 유다가 싸울 필요가 없으며 오직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17절). 왕과 백성들은 경배하고(18절)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

④ 유다가 믿다(20:20-26)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들은 아침 일찍 드고아(베들레헴 남방 9km 지점) 들로 나갔다. 여호사밧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라. 그의 선지자들(야하시엘과 아마도 이사야)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했다(20b절).

그리고 택함 받은 노래하는 자들(cf. 대상 6:31-32, 25:1-31)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21절). 그들의 노래는 역대기서가 선호하는 시편에서 왔다(시 136:1, cf. 5:13, 7:3, 대상 16:34). 찬송이 시작될 대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치게 하셨다(22절). 이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연합군들이 서로를 공격했다는 것(23절)을 의미할 것이다. 셀만은 세일 산 주민들이 아마도 일종의 반역의 혐의로 먼저 진멸됐다고 본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들 망대에서 그들 전부가 엎드려진 것을 보고 가서 물건들을 “탈취”했을 뿐이었다(25절, cf. 구약에서 “탈취하다”는 동사가 총 세 번 쓰임-출 3:22, 12:26).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3일 동안 거두어 들였고 4일째에 무리가 모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다(26절). 이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를 기대케 한다. 물론 예수님의 승리는 노래보다는 침묵이 동반됐다.” (마틴 셀만)

⑤ 예루살렘이 기뻐하다(20:27-30)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며 악기들로 찬양하며 성전에 나아갔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그들이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말한다(27절). 또한,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였다. 저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말한다(30절).

(5) 마무리 공식(20:31-21:1)

여호사밧의 25년 통치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마지막 질병으로 3년 동안을 함께 다스린 기간을 포함한다. 여호사밧에 관한 총평은 긍정적이지만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음(cf. 17:6)으로 인한 죄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33절). 추가적인 단락(35-37절)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의 교제와 연합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시 지적한다(cf. 왕상 22:48-49). 엘리에셀의 예언은 예후의 예언과 비교될 수 있는데(19:2-3), 여호사밧은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cf. 21:7).




4. 유다와 아합의 가문(21:2-22:12)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유다 왕국은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통치를 지나며 매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다. 그 주요 원인은 아합의 집의 악 영향이었다(cf. 21:6, 13, 22:3-4, 7-8). 역설적이게도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오므리 왕조)을 유다에 끌어들인 장본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의 죄(19:2)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1) 여호람(21:2-20)

역대기서의 여호람 기사는 열왕기서의 버전에 몇 가지 추가한 내용으로 두드러지는데(cf. 왕하 8:16-24) 핵심 변화는 다윗 언약(7절)과 여호람에 관한 예언적 심판(10b-19절)에서 발견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강조한다.

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보존하다(21:2-7)

왕의 연대기 정보와 신학적 평가(5-6절) 전에 여호람의 형제들이 소개되며 그가 왕이 된 후 그 동생들을 모두 죽였음을 언급한다. 그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6절). 그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7절, cf. 왕하 8:19, 대상 17:4-14).

② 하나님이 여호람을 징벌하다(21:8-20)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을 지라도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통치 아래 있던 에돔과 립나가 반역하여 그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저자는 분명하게 이 일이 여호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명시한다(10절). 그러나 깨닫지 못한 여호람은 여러 산에 더 많은 산당들을 세워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였다(11절). 그는 실제로 산당을 세운 유다의 첫 왕이다. “음행하다”(13절)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추방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대상 5:25).

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글을 통해 여호람의 죄를 지적하시며(13절)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신다(14-15절). 그 뒷 부분(16-2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유다를 치게 하셨으며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여 가게 하셨다. 오직 여호아하스(아하시야)만 살아남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사 창자에 심한 병이 들어 2년 만에 ‘예언의 말씀대로’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되었다(19절, cf. 15절). 그는 32세에 왕이 되어 8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애도되지 못했고 그의 시체도 열왕의 묘실에는 안치되지 못했다(20절).

(2) 아하시야(22:1-9)

여호람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다(cf. 셀만은 21:19의 “2년”을 “2일”로 번역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아하시야는 42세(cf. 왕하 8:26과 주요 헬라어 사본들은 20세라고 한다)에 왕이 되어 겨우 1년을 다스렸지만 그것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는 꼭두각시 노릇이었다(cf. 2-5절).

저자는 열왕기 9-10장에 나타난 ‘예후의 혁명’을 아하시야에 대한 징벌의 각도에서 재조명한다(6-9절).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여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반란을 일으킨 예후의 손에 죽게 된다(cf. 왕하 9:27). 저자는 아하시야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이암은 것이라고 말하며(7절), 그의 시체가 그나마 장사 된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9절). 이제 ‘아하시야의 집’은 그 힘을 완전히 잃었다.

“모든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제거하고 자신의 올바른 통치를 회복하고자 역사한다.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 부은 이와 아하시야를 몰락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7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관한 확신은 다윗의 집이 단순히 기억될 뿐이었을 포로기 이후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적적했다(cf. 스 9:6-7, 느 9:36-37).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실제적인 통제를 단념했다고 느끼는 모든 세대의 고통당하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틴 셀만)

(3) 아달랴(22:10-12)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한다. 지금 아달랴는 “아합의 집”을 대표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써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서도 “유다 집의 왕국의 씨” 요아스를 남겨 놓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난국에 재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이자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브앗(여호세바)을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c. 21:7).




5. 몰락하는 세 왕(23:1-26:23) [요아스, 아마샤, 웃시야]

(1) 요아스(23:1-24:27)

이 기사는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왕기하 11:4-20을 따른다. 변화(1-2a, 6, 18b-19절)에서 강조된 주제는 성전의 거룩과 성전의 인력에 관한 관심이다.

① 여호야다 주도의 요아스 등극(23:1-21)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세일 때 “용기를 내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쿠테타를 일으킨다. 이는 세 단계로 발생했다.

c. 8-11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여호야다는 성전에 있던 ‘다윗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고, 백성들로는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증거물)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아달랴는 백성들의 환호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성전에 들어가 왕의 즉위식을 목격하고 “반역이다”라고 외친다(12-13절).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여 아달랴가 도망하여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14-15절, cf. 21절). 아달랴에 대해 어떤 마무리하는 공식도 없다는 점은 저자가 그녀의 통치를 적법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23:14-15) 16-21절은 여호야다 개혁의 근본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언약 원리가 국가의 조직에서 제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 준다. 16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언약에 동참한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됨을 선언한다. 그 언약식으로써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그 제사장을 죽인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성전 예배를 회복한다. 다윗이 만든 반열을 회복하여 번제와 찬양이 계속되게 한다. 또한, 문지기를 두어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19절).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다시 왕좌에 앉게 된다(20절). 성중이 평온했다는 것(21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였다.

② 여호야다 생전시 요아스의 신실함(24:1-16)

요아스는 7세에 왕위에 올라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그의 교훈을 받아(cf. 왕하 12:2)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아스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로 인하여 파괴된 성전(7절)을 보수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수리를 위한 돈을 거두게 했다. 그러나 이 일이 진척되지 않자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책망하며 이 일을 재촉한다(6절). 이에 특별한 헌금 궤를 만들어 비치하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한 세금(cf. 출 30:12-16, 38:25-36)을 내게 하였다. 모든 백성들은 즐거이 헌금하였으며 모아진 돈은 특별히 맡은 자가 관리하였다(11절). 성전수리 정책의 핵심은 이 돈을 제사장들의 손에서 특별 관리에게 주어 성전 수리하는 기술자들에게 직접 주게한 것이었다(12-13절).

마침내 성전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됐다. 왕은 남은 돈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기구들을 만들었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14절). 아달랴의 통치에 대한 공식은 없었지만 여호야다에 대해서는 비슷한 공식을 보여 준다. 그는 130세까지 살았으며 특별하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가 따라오는데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 선을 행하였다는 것이다(16절).

③ 여호야다의 죽음 후 요아스의 배반(24:17-27)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의 변절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바로 방백들(지도자들)의 조언 때문이었다(17절). 어쨌든,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19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사(‘덮다’ ‘사로잡다’-삿 6:34, 대상 12:18) 백성들 앞에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다(20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민 14:41),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대상 28:9, 대하 15:2).” 그러나 왕과 무리는 하나가 되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죽인다. 그곳은 요아스가 왕으로 임명받았던 자리이다(cf. 23:10-11). 저자는 요아스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22절).

죽어 갈 때 했던 스가랴의 기도(22b절)은 요아스의 죽음을 예고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해 모든 방백들을 죽이시고 요아스를 징벌하셨다. 아람 군대의 숫자는 적었지만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이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었다(24절). 이 전쟁으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웠는데 왕의 신하들(암몬 여인의 아들과 모압 여인의 아들-26절)이 그를 반역하여 “쳐죽였다”(=21절). 저자는 2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한다.

① 아마샤의 강성함(25:1-4)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한 왕이 었다(2절, cf. 27절). 그는 왕이 되면서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4절, cf. 신 24:16, 렘 31:29-31, 겔 18:1-20).

② 에돔과의 전쟁(25:5-16)

역대기는 열왕기 하(4:17)의 에돔 전쟁을 자세하게 다룬다. 이 이야기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듯하지만(7-10절), 결국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14절) 어리석음을 범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했다(8절). 그리고 아마샤는 손해를 감수하하며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낸다(10절). 그리고 나서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여 만 명을 죽이고 또 만 명의 사람들을 낭떨어지에서 떨려 뜨려 잔인하게 죽인다(11-12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잔인성과 노략물에 대한 탐욕을 보이는 것이다(cf. 9절).

무엇보다 잘 못한 것은 아마샤가 돌아올 때 자신에게 패한 에돔의 신을 가져와 섬겼다는 것이다(14절). 당시 그런 관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샤는 아마도 에돔 신의 분노를 달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시며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지만(15절),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책망마저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16절).

③ 이스라엘과의 전쟁(25:17-24)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의 말년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버린” 삶이었음을 증언한다(cf. 15, 27절). 여기 이스라엘과의 전쟁 기사에서도 아마샤는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입을 통해 “교만하여 자긍하는” 자로 평가 받는다. 아먀사는 결국,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23절),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이암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다라쉬] 때문이라고 한다(20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왕궁의 재물뿐 아니라 성전의 금은과 그릇까지 빼앗는다(23-24절). 성전에 대한 공격은 7:19-22의 말씀, 즉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떠올리게 한다.

④ 아마샤의 최후(25:25-26:2)

아마샤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긴 했지만 그의 최후는 그의 아버지처럼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되는 것이었다. 저자는 여기서도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라는 말을 더함으로 그를 평가한다. 아마샤의 살해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 의해’ 다음 왕을 세우는 일로 이루어진다(26:1, cf. 22:1).

① 웃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성공하다(26:3-15)

웃시야(혹은 아사랴-왕하 15:1)는 52년을 다스렸지만 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의 공동통치(24년 정도)와 그의 아들 요담과의 공동통치(10년) 기간을 포함한다. 웃시야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었다(4절). 그러나 단서를 붙이는데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늘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아았고”[다라쉬] 형통했다는 것이다(5절). 이러한 표현은 역대기서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율법(31:21, 대상 22:13)과 선지자들(20:20)에 대한 순종은 번영을 가져오지만, 선지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재앙이 따른다(13:12, 24:20).

따라오는 절은 웃시야가 형통하게 된 세 분야 즉 전쟁(6-8절), 건축과 농경(9-10절), 군대(11-15절)를 보여 준다. 웃시야는 매우 강성하였으며 블레셋과 싸워 여러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7절)으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고 또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그의 명성은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9절) 광야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과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두었다. 그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10절). 군대에 관한 묘사(11-15절)에서도 핵심은 웃시야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15절)는 사실에 있다. 그의 군대는 왕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을 이루었으며 신무기들을 개발했다.

② 웃시야의 교만과 몰락(26:16-23)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16절). 그의 교만은 그의 성공의 결과이자 그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다. “웃시야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왕권에 제사장의 기능까지 더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마틴 셀만).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할 때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를 따라 들어갔다. 아사랴의 경고의 말에도 불구하고 웃시야는 돌이키기는 커녕 제사장에게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19절). 결국,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배제 되었다(cf. 레 13:46, 민 5:1-3).




6. 교차되는 세 왕(27:1-32:33)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 요담의 순종(27:1-9)

요담은 말년에 신앙이 변질되었던 앞의 세 왕과는 다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으로 평가된다(2절). 그는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좋은 행위는 따랐지만 웃시야의 교만은 본받지 않았다(2절, cf. 26:16). 그러나 백성은 여진히 부패했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cf. 왕하 15:35).

요압의 업적은 세 측면(건축3-4절, 전쟁-5절, 강성-6절), 이 언급되는데, 모든 측면은 웃시야의 이전 과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요담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의 길들을 정했기”때문이었다(6절, cf. 대상 29:18, 20:33, 30:19-‘마음을 정하다’). 웃시야는 형통하게 되어 우쭐거렸지만, 요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아하스의 신실하지 못함(28:1-27)

① 아하스의 배반(28:1-4)

아하스의 16년 통치는 그의 아버지 요담과의 공동통치기간을 뺀 기간 일 것이다. 이제 아하스의 통치로 남유다의 역사는 또 다른 최악의 상태에 이른다. 그는 요담을 본받지 않고 정반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우상숭배에 앞장 선다. 그는 바알 우상들을 만들고, 몰렉신을 섬겨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우고(2-3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② 대학살과 자비(28:5-15)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많은 무리가 사로잡혀 가게 하셨으며 북이스라엘의 왕(베가)의 손에도 넘기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cf. 왕하 16:5-6, 사 7:1-12 이사야는 이 사건 때 표징을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6절).

그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반전이 일어난다. 20만명의 포로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맞이하며 말한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징벌하시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이 심했다는 것이다(9절). 또한, 그들이 형제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일이다(10절, cf. 레 25:42-46, 느 5:5). 이렇게 지적을 하며 오뎃은 포로들을 놓으라고 한다. 이와 함께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네 사람(12절)도 죄를 짖지말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절). 이에 군대는 포로로 잡아왔던 자들을 ‘입히고 먹이고’ 친히 돌려 보내준다(15절). 유다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

③ 잘못된 도움(28:16-21)

아하스는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앗수르 왕(디글랏빌레셋3세)에게 재물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한다(16, 21절, cf. 왕하 16:7-9 다른 점). 이러한 전쟁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망령됨과 큰 범죄(‘신실하지 못함’)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19절). 그럼에도,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도리어 공격이 받게 되었다. 앗수르 왕의 공격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다(cf. 사 7:17).

아하스의 실제 실패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인간의 도움을 구한 것이었다. 역대기서 저자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25:8)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우신다(5:20, 14:10, 18:31).

④ 아하스의 깊어지는 배반(28:22-25)

하나님의 경고와 낮추심, 즉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른 신들을 찾았다. 심지어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23절). 그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과 유다 곳곳에 제단과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cf. 24-25절).

⑤ 아하스의 장례(28:26-27)

그 최악의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했다. 다른 여러 왕들과 마찬가지로(cf. 21:20, 24:25, 26:23),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표시이다.

(3) 히스기야의 개혁(29:1-31:21)

히스기야는 역대기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며 네 장에 걸쳐 기록된다.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BC 729-686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만, 남는다. 역대기서 저자는 히스기야에 대해 열왕기서의 긍정적인 관점에 동의하면서도 히스기야를 주로 예배의 개혁자로(29-31장)로 제시하며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의 결과로서 전쟁의 성공과 국제적 명성(32장)을 제시한다.

b. 회복된 예배(29:20-36)

성전이 정화되자마자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한다(21, 24절). 이 속죄제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것이었다(21절). 제사장들은 먼저는 제단에 피를 뿌려 정결케하고(22절) 왕과 회중이 안수한 숫염소들을 잡아 속죄제로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24절).(29:24) “이 사건과 속죄일 모두 역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자신의 속죄제를 미리 보여 주는데, 이 예수님의 속죄제는 모든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거한다(cf. 사 53:10-11, 롬 8:3, 고후 5:21, 히 19:10-11).” (마틴 셀만)

25-30절에서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과 선지자들 명령한 대로’ 악기를 잡고 번제가 드려지는 동안 찬양하며 노래한다. 또한, ‘다윗과 아삽의’ 시로 찬송하되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몸을 굽혀 예배했다. 이들은 용서받은 기쁨으로 찬양한 것이다. 31-36절에 왕은 백성에게 화목제물(제물과 감사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고 백성들은 “기뻐하며”(36절) 수많은 감사제물과 번제물들을 가지고 온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제물을 잡을 제사장이 부족하였고 이에 성심으로 자신을 성결케 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34절). 이는 화목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온 백성이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 축제를 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말하며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고 전한다(36절).

b. 초대의 편지(30:6-12)

이 편지의 핵심은 단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6, 8 ,9절). 아울러 세 가지 추가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30:8-9) 첫째, 그들의 조상들과 형제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7, 9절), 목이 곧았기(8절)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cf. 29:6). 이러한 표현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로 제시된다(cf. 대상 5:25, 9:1, 대하 28:19, 26:14).

둘째, 수신자들 중 일부는 포로 상태로 여겨지고(9절), 다른 이들은 그 땅의 “남은 자”(6절)이라는 것이다. 이 묘사들은 당시뿐 아니라(cf. 왕하 18:7-8) 역대기서의 저자 당시의 독자들의 상황에도 잘 들어 맞는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다른 성경에서의 잦은 인용이 두드러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돌이키실 것이다(cf. 6:24-25, 렘 3:22, 15:19, 31:18-19, 슥 1:2-6).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cf. 출 34:6, 시 103:8, 느 9:17, 31).

편지를 전하는 보발꾼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는 스스로 겸손해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11절, cf. 18절-에브라임과 잇사갈도 언급됨). 또한,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왕의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12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회개)이 명령되었을 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a. 절기 기념하기(30:13-22)

둘째 달에 매우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짐으로 성결케 하였고 14일에는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뿌렸다(16절).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결하게 하지 않은 채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규례를 어겼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18-19절). 비록 그들이 성소의 결례를 어겼지만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쉬]” 자들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7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치신다”(20절).(30:20) 이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감사하는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21-22절). 예배는 죄 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였으며 축제가 되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의 두 가지 측면이 두드러진다.

첫째, 예수님은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며,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확립했다(cf. 눅 22:14-20). 히스기야의 회중이 깨끗하게 되고 고침을 받듯이, 예수님의 희생은 궁극적이며 반복되지 않는 유월절 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유월절 희생제물로 깨끗하게 된다.

둘째, 희생제물이 누군가를 위해 바쳐졌는데, 그들이 개별적으로 유월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하는 하나의 방식은 희생제물의 어린 양을 먹는 것인데,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그를 먹는다’(cf. 요 6:53-56).

또 다른 방식은 무교병, 즉 더렵혀지지 않은 빵이라는 유추에 근거하여, 성실과 진리로 사는 것이다(고전 5:7-8).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최종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유효하다.” (마틴 셀만)

b. 축복 지속하기(30:23-31:1)

온 회중은 이 기쁨의 축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7일을 연장하여 더 지켰다(cf. 대하 7:9-성전 봉헌식때와같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기뻐하였다(25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26절). 저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 하늘에 들렸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표현한다(27절).(30:27)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스라엘 무리는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전 북 왕국(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우상들과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31:1).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였으며 대중적인 운동이 됐다는 사실이다.

c. 히스기야의 번영(31:20-21)

본문은 29-31장의 요약으로 열왕기하 18:5-7절을 반영한다. 저자는 히스기야의 모범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며 제2의 성전 건축(cf. 스 3:1-6:22)에 대해 도전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21절). 그 결과 히스기야는 그의 이전 몇 왕들과 마찬가지로, 형통하였다(cf. 대상 22:11, 13, 29:23, 대하 7:11, 13:12, 14:7, 18:11, 14, 20:20, 24:20).(22:11-13) (4)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32:1-33)

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요청(29:1-11)

히스기야는 다윗과 온전히 비교될 수 있는 첫 왕이었다(2절). 히스기야는 아버지와의 14년의 공동통치가 끝나고 단독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아하스가 닫았던(28:24)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한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을 성결하게 하며 언약을 새롭게 하는 데에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5, 11절). 히스기야의 연설은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림으로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6절). 셋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분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다(8, 10절).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내버리셨으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었다(8-9절). 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10절).

① 히스기야가 방어하다(32:1-8)

역대기서 저자는 보통 이전 성경 부분을 개작한 반면, 여기서는 독자가 열왕기하 18-20장에 익숙하다고 전제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탁월함이라는 주제에 집중되도록 단순화하고 요약하였다. 핵심 질문은 여호와가 앗수르의 손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이다. 1절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표현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형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암시해 준다(cf. 20:1 ‘그 후에’). 한편, 경건한 자에게도 환난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앙의 진실성이 문제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난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왕 산헤립의 진군에 맞춰 그들이 예루살렘에 접근했을 때 상수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3-4절, cf. 30절), 성벽을 보수하며 군대를 재조직하고 재정비하였다(5-6절). 또한, 그는 군대와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무시킨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7-8절, cf. 왕하 6:16).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의지했다”(8b절).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쳤던 일이나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cf. 왕하 18:14-27).

② 산헤립이 공격하다(32:9-19)

산헤립은 신하들을 보내 예루살렘 백성을 위협한다. 말하기를, 앗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였으며 그 나라들 중 어느 신들도 “자신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했으니(13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한다(11, 15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15b절). 산헤립의 신하들도 편지로, 그리고 유다 방언(히브리어)으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비슷한 말을 전한다(16-18절). 저자는 평가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하였다고 말한다(19절). 이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말해주는 것과같다.

③ 주님이 구원하다(32:20-23)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은 생략한 채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멸하셨다(21a절). 그리고 산헤립은 부끄럽게 돌아갔고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반역의 칼에 죽었다(21b절). 결론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산헤립의 손”(13절)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다(22절). 하나님께서는 승리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다(23절, cf. 27-30절). 히스기야에 대해 이방인들이 인정한다는 것(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후속 조치를 표현하는 역대기서 저자의 전형적인 방식이다(cf. 9:23-24, 17:10-11, 20:29, 26:8, 대상 14:17).




7. 세 왕과 회개(33:1-36:1) [므낫세, 아몬, 요시야]

① 므낫세의 비할 데 없는 악(33:1-9)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55년) 통치한 왕이며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며 일월성신을 경배했다(2-3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성전에 제단들과 목상을 세우고(4-5, 7절) 몰렉을 섬겨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였다(6절, cf. 신 18:9-13).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9절).

② 므낫세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33:10-20)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므낫세를 앗수르를 통해 치신다. 앗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쳐들어와 므낫세를 사로잡아 베벨론으로 끌고 간다(11절). 그때 므낫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자신을 낮춘다[카나으]”(12절).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악한 자의 회개하는 기도까지도 받으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하신다(13절). 이 중요한 사건은 므낫세의 죄의 깊이와 추방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열왕기에서는 생략되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 중심주제 중 하나인 회개하는 자에 관한 회복(7:12-16, 6:24-25)의 예증으로써 이 사건을 기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는 여러 유다 왕들과는 다르게 말년에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자가 되었다(cf. 13절).

므낫세가 마음을 바꾼 것은, 므낫세의 죄가 실로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통치 때 추방이 발생하지 않았는 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만약 유다의 마지막 세대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36:12-16), 하나님의 심판이 조속히 끝나거나 심지어 역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14-16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치유하시는 것(cf. 7:14)을 묘사한다.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확장하고 예루살렘 밖 군대를 재정비했으며(14절)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상에게서 돌아서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15-16절). 15절에서 제거된 각 항목이 3, 7절에 언급되기 때문에 므낫세의 종교개혁은 이전 자신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므낫세의 기도에 대한 기록과 “겸손하기 전에” 우상숭배했던 기록에 대한 자료를 언급한다(18-19절). 므낫세는 죽은 후 왕의 묘실이 아닌 자신의 궁궐 동산(웃사의 동산)에 장사 된다(20절, cf. 왕하 21:18).

(2) 완고한 아몬(33:21-25)

아몬 왕에 관한 기록이 짧기는 열왕기 하와 비슷하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의 일생을 평가할 때 중요한 표현을 사용한다. 즉 그는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3절). 결국, 그는 신하의 반역으로 살해당한다(24절).

(3) 요시야(34:1-36:1)

저자는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더불어, 요시야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이는 그들이 독자들에게 모범이 될만한 모습을 지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실패가 없지는 않지만(35:22), 그의 개혁은 유다가 추방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 기회였다. 요시야의 겸손은 역대기서에서 선호되는 또 다른 주제, 곧 “하나님을 찾는다”(3, 21, 26절)는 주제로 보충된다.

① 요시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다(34:1-7)

요시야는 요아스처럼(cf. 24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성전을 대규모로 수리했다(BC 622년).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율법에 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2절). 그는 어린 나이때(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다라쉬] 20살이 되었을 때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cf. 왕하 23:4-20). 먼저는 유다와 예루살렘(3b-5절)을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으로는 “온 이스라엘 땅”(6-7절)을 정화하였다.

②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다(34:8-33)

성전 개혁은 요시야의 조치의 중심이며, 네 단계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d. 언약 갱신(34:29-32)

왕은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노소를 포함한 모든 백성을 모아 “언약책”(30절)을 읽어 주고,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 언약을 세운다(31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으며, ‘요시야가 사는 날동안’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33-34절).(34:33-34) 본문에는 약간의 어두운 암시가 보이는 데 그것은 언약식에 강제성이 띄었다는 것이다. 31절에 “참여하게 하다”는 동사와 33절의 “섬기게 하였다”는 동사가 그것을 보여 준다. 다음 장에 나오는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도 히스기야 때 대조되게 “기쁨과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cf. 30:21-26). 이것은 요시야의 개인적인 신앙이 반드시 백성이 따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이는 예레미야와 후속 사건들에서도 확인된 관찰이다(cf. 렘 3:10, 대하 36:14-16).

③ 요시야가 유월절을 기념하다(35:1-19)

열왕기서에서는 요시야의 유월절을 간단하게 다뤘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다룬다. 열왕기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에 집중하는 반면(왕하 23:4-27) 역대기서는 성전(2, 3, 8, 20절)과 성전의 직무(2, 10, 15, 16절), 제물(7, 8, 9, 12-14, 16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또한, 요시야의 유월절은 네 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 첫째, 연대(1절), 둘째, 모세(6, 12절)와 다윗(3-4, 15절)의 권위에 대한 존중, 셋째, 레위 사람들의 성실함(4-6, 10-15절), 그리고 넷째, 참여의 폭(18절)이다.

④ 요시야의 죽음(35:20-36:1)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는 앗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된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21절) 올라가는 중이고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22절)을 듣지 않고 그들과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된다(cf. 왕하 18:29-34, 그의 죽음은 아합의 죽음과 비슷하게 그려진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슬퍼하였지만(24절) 이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cf. 34:28).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25절). 저자는 요시야에 관한 행적을 언급하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 있다고 강조한다.




8. 네 왕국과 왕국의 최후(36:2-20)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각 왕들의 통치는 유일하게 열왕기하에 비해 더 간략하게 기록된다. 저자는 이를 통해 세 가지 강조점을 드러낸다. 첫째, 추방의 책임이 어떤 개인이나 세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에 관련된다는 것이다(cf. 15-16절). 둘째, 추방이 그 성격과 효과에서 놀랍도록 포괄적이다. 즉 그 땅, 왕조, 성전에 관한 구제책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남은 자”만 남겨질 것이다(20절). 셋째,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여전이 있다는 점이다. 미래 희망을 위한 유일한 토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21-22절). 그러므로 역대기서는 희망이라는 명확한 어조로 끝난다.

(1) 여호아하스의 몰락(36:2-4)

여호아하스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생략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에 대한 열왕기서와 예레미야(2:11-12)의 평가를 알고 있다. 여호아하스는 다스린지 세 달만에 애굽 왕에 의해 폐위 당하여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의 형제 엘리아김(여호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2) 여호야김의 몰락(36:5-8)

여호야김에 관한 모든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그를 포로로 끌고 갔으며,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옮겨 갔다는 것뿐이다(6-7절).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만 마무리 공식(8절)이 나온다는 사실은 그가 유다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cf. 왕하 24:6).

(3) 여호야긴의 몰락(36:9-10)

여호야긴(고니야)의 추방에 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22:24-30에서도 다뤄진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들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를 8세로 기록하지만 열왕기하 24:18의 기록과 같이 18세로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37년 뒤에 풀려나게 되었다(왕하 25:27-30, 렘 52:31-34)는 사실을 독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그 내용은 생략하지만 대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레스의 칙령을 삽입한다(22-23절).

(4) 시드기야와 왕국의 몰락(36:11-20)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으며(12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14절). 이것은 역대하 7:14에서 나온 두 표현의 부정적인 버전이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14절, cf. 19절, 7:19-22).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15-16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쏟아 부어졌으며 “어떤 고침도 없게” 되었다.

17-20절은 빠르게 진행되는 최종 사건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갈대아) 왕의 손에 백성들을 다 넘기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정복자는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았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는데, 이는 청년 남녀와 노인, 대소와 “파멸”이라는 표현과 함께 유예도 없고 탈출도 없는 것을 강조한다. 예루살렘은 BC 586년 8월 말에 함락되었으며 10월에 성전이 불탔다(19절).




9. 하나님의 집 재건 시작(36:21-23)

“그러나 끝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됨이 틀림없다(21-23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사실에 기인한다. 이스라엘이 막다른 지점에 도달했을 지라도, 하나님은 명백히 끝내지는 않았다.” (마틴 셀만)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되었다(21절)는 말은 레위기 26:34-35, 43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 준다. 70년의 포로기간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cf. 렘 25:11-14, 29:10, 단 9:2). 역대기는 70년의 끝을 바사(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BC 538년)으로 해석한다. 아마 이런 계산은 여호야김 때 있던 첫 번째 강제 이송에서 나왔을 것이다(BC605/604년).

하나님께서는 이방 황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집’을 건축하라”(23절)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에게 한 언약(‘그에게 집을 지어주다’)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이다(cf. 대상 17:11-12, 22:10, 28:6, 대하 6:9-10). “역대기서 저자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집만은 다른 모든 집들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cf. 마 7:24-27, 고전 3:12-15, 히 12:25-29).” (마틴 셀만)









에스라-느헤미야서

성경 해설


에스라-느헤미야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는 연결된 역사다. 히브리어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한 책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귀환민 명단과 이어지는 사건·주제를 공유한다. 에스라는 고레스의 칙령에 따른 귀환과 성전 재건, 제사장 에스라를 통한 말씀과 공동체의 개혁에 초점을 둔다. 이 회복은 정치적 독립이나 다윗 왕조의 완전한 복구가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더 큰 회복을 기다리게 하는 불완전한 귀환이다.




2. 책명

책명은 후반부의 중심인물인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에게서 왔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과 관련된다. 유대 전통의 에스라–느헤미야 한 권은 헬라어와 라틴어 전승을 거치며 여러 방식으로 나뉘고 불렸으며, 오늘날의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책을 함께 읽어야 성전·말씀·성벽·공동체 회복의 전체 흐름이 보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책 전체의 저자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에스라 7–10장에는 에스라의 일인칭 회고가 포함되고, 책은 왕의 조서와 명단, 아람어 문서와 역사 서술을 함께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에스라–느헤미야와 역대기의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그의 정확한 집필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종 형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 이후인 주전 5세기 후반 또는 그 뒤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서와 회고록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책의 통일성이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포로 이후 회복을 신학적으로 증언하는 자료가 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경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다. 첫 귀환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끌었고 성전은 방해와 중단을 거쳐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다. 약 80년 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왔다(주전 458년경). 이 책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귀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방 왕들의 결정과 선지자들의 말씀, 제사장과 백성의 순종을 사용하여 예배와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셨음을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에스라는 약 60년의 간격을 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6장은 고레스의 칙령, 첫 귀환민 명단, 제단과 성전 기초의 회복, 대적의 방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성전 완공과 유월절을 기록한다. 7–10장은 에스라의 계보와 사명, 두 번째 귀환, 공동체의 죄에 대한 그의 기도와 이방 결혼 문제의 개혁을 다룬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시고, 후반부에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예배하는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7:10).




6. 핵심 주제와 신학

에스라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말씀에 따른 예배 회복이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같은 이방 왕의 마음과 조서를 사용하시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낙심한 백성을 일으키신다. 귀환민들이 먼저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한 것은 공동체의 중심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보여 준다.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지였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했다(7:10). 말씀의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말씀에 복종해야 하며, 공동체의 외적 재건도 거룩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방 결혼 문제는 인종적 순수성이나 민족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언약 파기에 다시 빠질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룻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방인은 언약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으므로, 에스라의 조치를 모든 타문화 결혼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귀환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신명기의 회복 약속이 성취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었다(신 30:1-5; 렘 25:11-12; 29:10; 스 1:1). 성전 기구가 돌아오고 제단과 유월절이 회복되며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제물이 드려진 것은 귀환민이 새로운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연속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다윗 왕은 보이지 않았으며 죄도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귀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참 성전과 참 왕, 마음의 온전한 갱신을 기다리게 하는 부분적 회복이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에스라의 성전 재건과 말씀 개혁을 곧바로 그리스도의 특정 행동과 일대일로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약속의 백성을 보존하신 역사는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길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참 성전이시며, 자기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요 2:19-22). 새 언약의 백성은 건물이나 혈통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전이 되고, 은혜로 구원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부름받는다.




9. 읽는 방법

에스라를 읽을 때는 귀환과 성전 재건을 현대 국가 건설이나 건축 사업의 성공 공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반복되는 명단과 조서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름 있는 백성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방해와 지연 속에서도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증언한다. 이방 결혼 해소의 어려운 본문은 창조의 혼인 질서, 언약 공동체의 거룩, 우상숭배의 위험, 관련된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읽어야 한다. 이 사건을 인종 차별이나 오늘날 불신 배우자를 자동으로 버리라는 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에스라–느헤미야 서론 및 에스라 본문 해설;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에스라·느헤미야』;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2권 에스라–느헤미야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에스라 서론을 참고하였다.






I. 귀향과 성전 재건(1:1-6:22)

에스라 1-6장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 단락은 세 차례의 귀향 중 첫 번째 귀향에 관한 이야기이며 귀향민들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는지를 회고한다.


1. 고레스 칙령과 포로민들의 반응(1:1-11)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한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첫해인 BC 538년이었다. 별다른 저항 없이 바벨론을 정복한 일(BC 539년 10월)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고레스는 BC559년부터 20여 년 동안 페르시아와 메대를 다스려 온 왕이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렘 25:11-12)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한다(1절). ‘감동시키셨다’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다’는 의미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고레스를 포함한 이방 왕들까지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에스라 1:1-3은 역대하 36:22-23과 거의 같다. 이 조서의 아람어 버전(6:3-5)은 좀 더 간결하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신적 칭호로서, 이러한 칭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증언은 고레스가 외교적 관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칙령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다. 4절에는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귀향민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명령이 추가된다.

이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1절)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어났다(5절).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4절)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여러 예물들을 주었으며(6절) 고레스는 옛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꺼내어 유다 총독(왕자/지도자) 세스바셀에게 넘겨주었다(8절). 저자는 출애굽 모티프를 반영하여 귀향민들의 출발을 그린다. 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인 것이다.

이제 이들은 4개월이나 걸리는(cf. 7:9) 약 1,500km의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가 아닌 가난과 주변 민족들의 견제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소수”인 것이다(cf. 학자들은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 중 10-30 퍼센트의 사람만 귀국한 것으로 추측한다).

세스바살(8절)에 관해서는 확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요세푸스는 그를 스룹바벨과 동일인으로 보지만 그보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처음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며 그의 뒤를 이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2. 공동체 회복: 귀향민 명단(2:1-70)

2장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보여 준다. 이 귀향민의 명단은 사소한 차이점이 있지만 느헤미야 7:5-73에 다시 등장한다. 그 숫자는 총 42,360명이었다. 이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으며 성전을 재건하기에 충분한 물자와 인력을 소유했음을 암시해 준다. 또한, 이 계보는 귀향민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 무리가 아니라 역사와 정통성을 지닌 ‘언약 공동체’의 합법적 후계자들임을 보여 준다.

(1) 귀향민들의 대표(3:1-2)

“이스라엘”의 대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여호수아-학 1:1)를 비롯한 12명이다. 본문에는 누락했지만 느헤미야 7:7은 “나하마니”를 더한다. 이 12 지도자는 12 지파를 상징한다.

(2) 집안별로 구분된 사람들(3:3-20)

이 단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 집안별로 사람의 수를 나열하고 있으며 총 15, 604명을 언급하고 있다. 주석가 윌리엄스는 유산으로 받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안별로 구분되지만 받을 땅이 없는 사람들은 조상이 살던 지역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해석한다.

(3)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3:21-35)

이 단락은 귀향민 중 일부를 포로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지역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서 총 21개의 지역/성읍이 언급되는데 이중 베들레헴과 느도바 2개만 유다 지파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다.

(4) 제사장들(3:36-39)

제사장들은 네 집안을 중심으로 4,289명이 계수된다. 이는 귀향민 중 10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다. 이렇게 많은 제사장 무리들로 인해 당장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일은 차질이 없게 되었다. 앞에 제시된 두 그룹과는 다르게 제사장의 계수는 느헤미야 7장의 통계와 일치한다.

(5) 레위 사람들(3:40-42)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돕는 일을 한 호다위야 자손과 찬양을 맡은 아삽의 자손, 그리고 문지기의 자손으로 모두 341명이었다. 이는 너무 적은 수였다. 아마도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들은 귀향에 대한 기대가 적었던 것 같다. 그들은 유산도 없을 뿐더러 제사장에 비해 자신들의 입지가 열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6) 성전 일꾼들(3:43-54)

성전 “일꾼들”(느디님-58절) 중 상당수가 비히브리어 이름인데 이는 이들 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얻은 노예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오래 전부터 랍비들은 이들이 기브온 삶의 후손이라고 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제사장들의 노예였을 수 있다. 이들의 숫자는 밝히지 않고(cf. 65절), 다음 단락에서 언급되는 솔로몬 종들의 자손과 합해 392명이라고 한다(58절).

(7) 솔로몬 종들의 자손(3:55-58)

이 단락에서 10개의 이름이 제시되는데 이 중 “하소베렛”은 ‘서기관들’이라는 뜻이며, “보게렛 하스바임”은 ‘가젤/영양 관리자’라는 뜻이다.

(8) 기타 사람들(3:59-63)

귀향민 중에 자신들의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이들은 총 652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62절) 제사장임이 판결 나기까지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63절). 이러한 조치는 이들로 인하여 성전과 예배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9) 합계와 성전 기부(3:64-69)

본문은 귀향민의 총수가 42,360명이었다고 전한다(cf. 느 7:66). 그러나 이 숫자는 저자가 언급하지 않은 약 12,000명의 사람을 포함한 숫자다(아마도 노예 7,337명과 노래하는 남녀 200명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온 노예와 짐승의 규모로 볼 때, 귀향민 중 상당수가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중 일부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을 봐도 알 수 있다(69절, cf. 다릭은 당시 황소 한 마리 값이며 1마네는 한 사람의 5년치 봉급이었다. 금 514kg, 은 2,850kg). 물론 이는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일 수 있다(cf. 1:6). 주석가 맥콘빌은 일부 지도자들만이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이 앞으로 보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의 암시한다고 여긴다.

(10) 정착(2:70)

처음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분배받은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귀향민들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3. 성전 재건(3:1-6:22)

많은 학자는 3-4장을 시간 순서에 따른 역사적 회고로 보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서술적 글(전반적인 요약)로 본다. 귀향민들은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3:3)과 원수들의 방해(4:4-5)로 인해 성전 재건은 시작하지 못하고 그저 제단만 세웠으며(3:3) 다리오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다(Williamson, Clines).

① 제단 재건(3:1-6)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각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6개월만인, BC 538년 “일곱째 달”(티스리월, 새해)에 속죄일(10일)과 초막절(15-21일)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옛 성전 뜰에 제단을 세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3-4절).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정규적인 제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했다(6절). 그러나 이때는 아직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 않았다(6절). 그 이유는 그들이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3절).

② 성전 기초공사(3:7-13)

성전 재건을 묘사하는 이 부분은 제단을 세운지 약 17년의 지났을 때(BC 520년)의 이야기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가 이듬해 2월에 끝나자 공사를 시작하였다(3:8 ‘성전에 이른 지’, cf. 2:68 ‘성전 터에 이르렀을 때’). 2월은 옛적에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달이었다(cf. 왕상 6:1). 성전은 5년 후에 완공되었는데(6:15), 준비기까까지 합치면 솔로몬의 성전 공사 기간과 같은 총 7년이 된다. 이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옛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전 또한, 귀향민에 의해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 즐거이 찬양을 하였는데(10-11절), 이때 나이 많은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에 현재 성전 기초의 초라함을 보며 대성통곡하였다(12절).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여전히 기뻐하며 찬양하였다(cf. 렘 33:11).

③ 원수들의 도움이 거부됨(4:1-3)

본문이 시간 순서대로 기술되지 않음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원수들의 방해 이야기는 왜 그동안(17년 동안)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 못했는지를 회고하는 것이다. 처음 귀향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대적들”(1절)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자신들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그들의 말(2절)은 신빙성이없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3절).

④ 재건이 다리오 시대까지 보류됨(4:4-5)

“대적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이때부터 그들은 유다 백성의 건축을 방해하였는데,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성전 공사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은 다리오 1세 즉위 2년(BC 520년)까지 약 17년 동안 보류되었다.

⑤ 지속적인 반대(4:6-7)

4:6-23절은 “대적들”이 어떻게 성전 공사를 방해했는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BC 486-465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고, 아닥사스다 왕(BC 465-424년)에게도 상소하였다. 사실 언급된 두 왕은 성전이 완성(BC 515년) 된 후의 왕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했다(4:21). 저자는 시대(100여 년)를 자유스럽게 오가며 성전과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서술한다.

⑥ 르훔과 심새의 상소(4:8-16)과 아닥사스다의 회신(4:17-24)

4:8에서부터 아람어로 쓰인 본문은 6:18까지 이어진다. 아람어는 당시 앗수르 제국에 의해 BC 8세기부터 공용어로 채택되어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4:8-24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녔다.

B 르훔과 심새의 상소 내용(4:11-16) - 인사(4:11)

a 유다 사람들이 성읍을 재건하고 있음(4:12)

b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임(4:13)

c 기록은 이 성읍이 오래전부터 반역을 일삼았음을 증명함(4:14-16)

B ́ 아닥사스다의 회신 내용(4:17-22) - 인사(4:17)

c ́ 기록은 이 성읍이 오래전부터 반역을 일삼았음을 증명함(4:18-19)

b ́ 한때는 예루살렘 왕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두어 들였음(4:20)

a ́ 명령: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라(4:21-22)

A ́ 상소에 참가한 자들 명단이 들어 있는 내러티브(4:23)

상소자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과 성곽을 완공하게 되면 왕에게 반역할 것이라고 설득한다(cf.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초기 통치 시기에 이집트가 반역하여 10년을 넘게 전쟁을 하기도 했었다). 이에 왕은 이스라엘의 반란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살펴봤다고 하며 공사를 중단시키라고 명령한다. 왕의 조서가 내려오자 대적들은 강압적으로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23절). 그러나 왕이 성읍 재건 공사을 영원히 멈추게 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다(21절). 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을 재건하게 한다.

24절은 다시 성전 공사 이야기로 바뀌며 성전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음을 언급한다.

(2) 재건 성공(5:1-6:22)

이 단락은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성전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완공되는지를 회고한다.

① 공사 시작(5:1-2)

다리오 제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였다(cf. 학 1:1, 슥 1:1).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② 총독 닷드내의 조사(5:3-5)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 닷드내와 여러 관리들이 찾아와 성전 건축에 대해 시비를 걸고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예전과는 달랐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으므로”(5절) 그들이 능히 막지 못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회신을 기다려야 했다. 이는 최소한 4-5개월 걸리는 기간이었다.

③ 총독이 다리오에게 보낸 서신(5:6-17)

총독 닷드내는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이 “크신 하나님”(8절, 이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다)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하며, 동시에 왕에게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고레스 왕이 직접 명령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보낸다. 그들의 편지와 다리오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교차 대구법을 이룬다.

A 닷드내의 질의 편지(5:7-17)

a 보고: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중임(5:7-8)

b 공사 허락에 대한 질의(5:9-10)

c 유다 장로들의 응답: 고레스 칙령(5:11-16)

d 요청: 창고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 확인해 달라(5:17)

A ́ 다리오의 회신(6:1-12)

d ́ 바벨론 창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음(6:1-2)

c ́ 고레스 칙령의 원문(6:3-5)

b ́ 다리오의 공사 허락(6:6-12a)

a ́ 칙령: 성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6:12b)

편지 속에 나타난 유다 장로들의 대답은 공손하면서도 신앙고백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11절)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고백한다(12절).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명령)를 따라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들이 세스바살(14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관료인 세스바살의 이름이 역사 기록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cf. 1:8, 11).

④ 고레스 칙령 발견(6:1-5)

편지를 받아든 다리오는 문서창고를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졌던 조서를 찾아내었다. 칙령의 아람어 원문(3-5절)은 1:2-4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귀향을 허락하는 내용은 빠져있으며 성전 재건 공사의 비용을 모두 왕실이 지원한다는 내용과 이전 성전의 그릇들을 돌려 보내라는 말이 더해져 있다(4절). 이러한 차이는 원문이 왕의 기록을 보관해 둔 공문서이므로 규칙에 따라 간명하게 기록된 것이고, 1장의 기록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저작되었기 때문에 생긴다(Clines). 페르시아의 역사 자료를 보면 왕들이 국고(세금감면 등)로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의 신전을 지어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⑤ 다리오의 회신(6:6-12)

다리오 왕은 총독 닷드내에게 회신을 보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7절) 도리어 국고로 경비를 지원하여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8절). 번제에 필요한 가축들도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며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한다(9-10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성전을 허는 자는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11-12절). 왕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드러낸다.

⑥ 성전 완공(6:13-15)

다리오의 회신을 받은 총독과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속히 성전 재건을 도왔다. 유다의 장로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고 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다리오 왕 제6년(BC 512년 3월, 거의 4년 6개월만)에 성전 일이 끝났다.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불탔으니 거의 70년 만에 재건된 것이다(cf. 개혁주의스터디바이블은 성전 완공을 BC 515년으로 본다).

⑦ 성전 헌당(6:16-18)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치렀다. 예전 솔로몬의 봉헌식(cf. 왕상 8:63)에 비하면 그 제물의 규모가 초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기쁨은 그 못지 않았을 것이다(cf. 22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반열을 따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겼다. 아람어 단락은 여기서 끝난다.

⑧ 유월절 기념(6:19-22)

봉헌식을 한지 3주 만에, 즉 첫째 달(아빕월, 오늘날의 3-4월) 14일에 백성들은 다시 모여 유월절을 지켰다. “귀향민들은 이 절기를 통해 바빌론을 떠나온 새 출애굽을 기념했다. 또한, 이 절기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에 있다는 것은 근간에 완공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귀향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송병현)

자신을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하나되었다(21절). 그들은 즐겁게 무교절을 지켰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셨으며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전이 완공되게 하셨다고 증언한다. 22절에서 다리오를 “앗수르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해 앗수르를 계승한다는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II. 에스라의 사역(7:1-10:44)

이 두 번째 단락(7-10장)은 율법학자 에스라의 귀향과 사역 이야기를 다룬다. 첫 번째 단락(1-6장)이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공동체 재건에 관한 것이다. Throntveit는 7-8장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시한다.


1. 에스라 소개와 아닥사스다의 칙령(7:1-26)

(1) 에스라 소개(7:1-10)

성전을 재건 한지 57년이 지난(첫 번째 귀향 후 80년인) BC 458년(아닥사스다 1세 제7년) 첫째 달(아빕월)에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일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다(7절). 특별히 유월절이 있는 아빕월에 떠났다는 것은 이 귀향이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함을 보여 준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5절)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10절).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고(6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9절, cf. 8:22-23, 31).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1,500km 거리로 총 4개월이 걸렸다(9절).

에스라의 족보를 길게 소개하며(1-5절) 에스라를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하지만 이는 문자적일 수 없다. 1절에 나오는 스라야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형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cf. 왕하 25:18-21) 에스라와는 130여 년의 세월 차이가 난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에스라와 아론 사이에 15명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그 가운데에 아사랴(3절)를 둔다. 대제사장의 후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10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공동체 회복을 예시해 준다. Throntveit는 다음과 같은 구조 족보를 제시한다.

A 에스라: 모세 율법 강화

B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사역한 일곱 제사장

X 아사랴(3절):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제사장

B ́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사역한 일곱 제사장

A ́ 아론: 모세 율법의 시작

(2) 아닥사스다의 칙령(7:11-26)

본 단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학자 겸 제사장’(11절)인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아람어 초본을 소개한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군든지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라고 말한다(13절). 그뿐만 아니라,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함께 보내며, 성전에 필요한대로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가져가도록 했다(15-23절).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다스리는 타민족의 신전에 큰 기부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왕은 반복하여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한다(12, 21절, cf. 11절). 그러면서 그는 에스라에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아 재판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한다(26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독려한다(23절).

Throntveit는 14-26절을 교차대구법으로 분석한다.




2. 예루살렘 귀향(7:27-8:36)

여기서부터는 에스라의 1인칭관점(일명 ‘에스라 회고’)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9장까지 계속된다.

(1) 에스라의 찬양(7:27-28)

에스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이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 은혜[헤세드]를 얻게 하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2) 함께 돌아온 백성 명단(8:1-14)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은 성인 남자만 1,513명이었다. 1차 귀환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다(42,360명, cf. 2:64). 이들은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제사장과 왕족(2절), 그리고 일반인(3-14절)이다. 저자가 제사장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제사장에게 더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준다. 2절의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며(출 6:25), 핫두스는 스룹바벨의 후손이다(대상 3:19-22). 3-14절은 총 열두 집안을 나열한다. 이는 출애굽 당시의 12지파를 연상하게 한다. 이 명단에 나열된 이름들은 모두 2장 명단에도 등장한다.

(3) 레위 사람 모집(8:15-20)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3일 동안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그때 에스라는 일행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자손을 찾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다(17절). 에스라는 이들을 가시뱌 지방의 잇도에게 보내는데 아마도 잇도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18절) 총 38명의 레위 자손을 데려오게 된다. 이에 더하여 성전 일꾼 220명이 더해진다(20절).

(4) 여행 준비(8:21-30)

에스라는 길고도 위험천만한 여행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안전한 여행길을 위해 간구하였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가는 길에 보호해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었다(22절). 백성들의 금식과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23절, cf. 31절, 7:9).

24-30절은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건네준(‘하나님께 즐거이 드린’-28절) 예물들을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에게 맡겼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 기물과 예물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했다. 그 예물의 규모가 어마어마 한데, 한 달란트를 35kg으로 계산할 때 은이 22,750kg, 은그릇이 3,500kg, 금이 3,500kg이나 된다.

(5) 여정(8:31-32)

첫째 달 1일에 바벨론 길을 떠난(7:9) 여정은 ‘아하와 강가’(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에서 모여 최종 점검을 한 후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도착하였음을 고백한다(cf. 22-23절, 7:9).

(6) 성전 헌물과 예배(8:33-36)

귀향민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4일째에 성전에 모여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전달하고(33-34절),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35-36절). 또한,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겨 주었고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36절). 에스라가 전달한 왕의 조서가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이었던 페르시아 관리들을 호의적으로 바꾸었다.




3. 개혁: 이방인들의 결혼(9:1-10:44)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은 느헤미야 8-9장에서도 나타난다(cf. 아마도 이 시기와 동일한 때의 개혁이었을 것이다). 본 단락은 스가냐의 용기 있는 말(10:2-4)을 중심으로 교차대구법적인 구조를 지닌다(Throntveit).

B ́ 에스라의 비공개적 탄식(10:6)

A ́ 타민족과의 결혼 문제 해결(10:7-17)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10:18-44)

(1) 에스라의 탄식과 근신(9:1-5)

에스라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지 약 4개월이 지난 후(cf. 10:16)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가나안, 헷, 브리스, 엽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과 통혼하여 거룩한 자손이 이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1-2절).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귀향한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종교에 빠져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에스라에게 나아왔다(4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본문은 타민족 간의 결혼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혼이 내포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문제 삼는 것이다. 1절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문자적으로 “그들의 가증함에서 떠나지 않고”)라는 표현은 이들이 타민족의 우상숭배에 참여했음을 말해 준다(cf. 11절). 귀향민 1세대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있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한”(6:21) 사람들이었다.

(2) 에스라의 기도(9:6-15)

에스라의 기도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 백성들의 회개와 서약(10:1-6)

에스라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철저한 눈물의 기도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남녀노소의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크게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1절). 그들의 회개운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가냐(cf. 26절)는 백성을 대표하여 지금부터라도 율법대로 행하여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에스라에게 ‘본을 보이는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3절) 이방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준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운동에 힘입어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cf. 9:1)과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들의 말에 따라 맹세하게 하였다(5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개혁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맹세로 만족하지 않고 한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백성의 죄를 “한탄하며” 금식했다(6절). 이제 에스라는 더 큰(확실한) 개혁을 준비한다.

(4) 백성들의 성회(10:7-17)

에스라는 이제 모든 백성에게 삼 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공포한다. 여기서는 강제성을 띤다. 나오지 않는 자의 재산은 몰수 되고 그는 백성 중에서 끊길 것이다(8절). 성회가 열린 때는 아홉째 달(오늘날의 12월 초쯤)이었는데 우기로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였다.

이제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향해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한다(10-11절).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모든 회중은 에스라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화답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한다(13-14절). 그러나 “장기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에 반대한 자들도 있었다(15절). 이들은 더 빨리 그 일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 같다(Clines, Williamson). 혹은 그들의 반대는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하자”(14절)는 구체적인 계획에 반대했을 수도 있다. 결국, 에스라는 그 일을 담당할 족장들을 임명하고 3개월에 걸쳐 통혼한 자들을 “조사하게” 한다(16-17절).

(5) 타민족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명단(10:18-44)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18, 44절)의 명단, 총111명을 열거하면서 끝난다.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그다음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된다. 에스라 2장에 제시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통혼 비율은 0.58%(레위 사람만 따지면 8.1%)이고 일반 백성들의 비율은 0.68%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전 5:6, 갈 5:9)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학자는 이 명단의 통계가 적은 것에 대해, 통혼한 자의 명단이 아니라 통혼자 중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보기도 하며(cf. 19절), 혹자는 또 그중에서도 상류층의 사람들만 명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 에스라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구별됨이라는 원칙을 위해 일했는지 그 세부적인 모습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의 기초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해야 할 열방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시켜서 종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들은 그들이 보냄받은 자리의 환경과 달라야 하며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역학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마 5:13-16).” (H.G.M. Williamson, WBC 주석)






III.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느 1:1-7:73)


1. 느헤미야의 귀향 준비(1:1-11)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으로 첫 번째 단락(스 1-6장)은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단락(스 7-10장)은 공동체 재건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단락인 느헤미야 1-7장은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세 단락은 다음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①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귀향으로 시작한다 ② 이루고자 하는 재건 프로젝트에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가 있다(2:10, 19, 4:1-3, 7-8, 15, 6:1-9, 16) ③ 하나님의 도움으로 훼방을 이겨 내고 재건을 이룬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지 140년, 첫 번째 귀환이 있은 지 9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은 아직 폐허로 남아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셔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1)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음(1:1-4)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 즉위 20년(BC 445년)에 늦가을에 수산 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형편에 대해 듣게 된다(cf. 수산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나던 곳으로 바빌론, 페르소폴리스와 함께 제국의 3대 주요 도시였다). 느헤미야는 형제(cf. 7:2) 하나니의 일행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전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4절).

느헤미야가 이토록 충격 속에 슬퍼한 것에 대해 많은 학자는 에스라가 BC 458년에 예루살렘을 찾아 재건 공사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대적들의 방해도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cf. 스 4:7-23).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11b절 ‘왕의 술관원’)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겠지만 그의 마음은 고향 땅의 회복에 있었다. 그의 기도는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2) 느헤미야의 기도(1:5-11)

본문은 느헤미야의 9개의 기도 중 첫 번째 것이다.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Throntveit).

A 하나님을 부름과 간구(5-6a절)

B 고백: 이스라엘의 죄(6b-7절)

B ́ 고백: 하나님의 구원(1:10)

A ́ 하나님을 부름과 기원(11a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5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종들, 주의 백성”(6, 10, 11절)로 고백한다. 느헤미야는 에스더의 기도와같이(cf. 스 9:6-9)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동일시키며(6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과 그 결과로서 지금의 어려운 형편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의 호소는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다(8-9절).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여 회복을 소망한다(10절). 그의 간구는 구체적이다. 곧 “이 사람”(왕) 앞에서 호의를 얻게 해달라는 것이다(11절). 특별히 그가 현재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에스라의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라고 명령한 왕이었다(cf. 스 4: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호의를 얻게 하신다(cf. 2:6, 8-9).




2. 느헤미야의 귀향(2:1-10)

(1) 왕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을 허락함(2:1-8)

느헤미야는 이미 그의 기도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cf. 12절). 아마도 그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을 것이다(cf. 1절 ‘니산 월’은 그 시간이 4개월이 지났음을 말해 준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소원을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가 “술관원”으로 왕을 섬길 때 왕은 그의 얼굴에서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는다. 느헤미야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의 눈으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하셨고 그의 근심에 관심을 갖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지만(2절, cf. 왕 앞에 어두운 기색으로 있다가 처형 당할 수도 있었다)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3절)이라는 표현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문화가 있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지혜있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왕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4절, cf. 당시 왕은 잔치자리에서 참석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동안 기도해 온 대로) 왕의 호의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5절) 긴 기간동안 머무를 것도 요청하고(6절, cf. 5:14 ‘12년’), 자신이 그곳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하며(7절), 왕궁의 재산으로 성벽 재건을 위한 재료까지 지원해 줄 것까지 요구한다(8절). 믿음의 기도에 따른 믿음의 행동(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게 하셨으며(6절) 그가 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모두 허락하게 하셨다(8b-9절).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준비되고 추진되었다. 앞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해서 나온다.

(2) 느헤미야의 여정(2:9-10)

느헤미야는 왕이 붙여준 호위병과 함께 강 서쪽에 이르렀고 그곳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7절)를 전달했다. 이에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모든 길을 통과 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미래의) “대적자들”산발랏과 도비야(cf. 19절)는 매우 싫어했다(displeased).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두고두고 느헤미야를 괴롭힐 자들이다.




3.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2:11-7:73)

(1) 야밤 시찰(2:11-16)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성벽을 살피는 일도 몇몇 사람하고만 밤에 나가서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16절). 이는 에스라가 주도했던 성벽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느헤미야가 밤에 서쪽 내지 북쪽에서 출발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며 동쪽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살펴 보니 구간들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있었다.

(2) 백성들의 동의(2:17-18)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한 느헤미야는 얼마 후에 그곳의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이야기 함께 성벽을 재건 하자고 도전한다(17절). 예루살렘 백성들의 처한 정황과 패배감을 고려할 때, 외부자인 느헤미야의 도전에 반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께 2.7m, 높이 2-3m의 성벽을 3km 가까이 재건하는 일을 쉬운 일이 아니며 지난 140년 동안 아무(심지어 에스라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18절)과 왕의 지원에 대해 들은 이들은 모두 동의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3) 반대 세력(2:19-20)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cf. 12절)을 감당하는 일 속에도 대적자는 있었다. 산발랏(사마리아 총독?-4:2)과 도비야(암몬의 공직자?), 그리고 게셈(아라비아 족장?)이 힘을 합쳐 느헤미야와 일행을 경멸하고 조롱하였다(cf. 4:2-3). 그러면서 “왕을 배반하려느냐?”라며 이들의 재건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대답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하는 이 성벽을 건축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20절). ‘산발랏’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이다. 어쩌면 그는 형식상 유대교로 개종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cf. 1:6, 10)만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성벽 재건 공사와 참가자(3:1-32)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2:17)고 한 느헤미야의 말에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각각 성벽의 부분들을 맡아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3장에 나타난 공사에 참여한 대표인물은 75명이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다양했다; 제사장들(1, 22, 28절), 여리고 사람들(2절),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7절), 전문 직업인들(8, 31, 32절), 성읍 관리들(12, 16, 17, 19절), 여인들(12절), 하눈과 사노아 사람들(13절), 레위 사람들(17절), 성전에서 일꾼들(26절), 드고아 사람들(5, 27절), 문지기들(29절), 상인들(32절). 이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그 모두를 품고 지도할 수 있던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암시해 준다.

그들이 작업한 공사의 종류는 15가지나 언급되었으며 총 45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구간마다 책임자를 두었고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특별히 가능한 대로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10, 23, 28, 29, 31절)을 맡김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했다. 보수된 성문은 10개로 그 이름들은 성벽의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반시계방향으로 나열된다(양문-1절, 어문-3절, 옛 문-6절, 골짜기 문-13절, 분문-13, 샘문-15절, 수문-26, 마문-28절, 동문-29절, 함밉갓문-31절).

(5)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4:1-23)

① 비아냥과 느헤미야의 대응(4:1-6)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대적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성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조롱한다. “이 힘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2절),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3절). 느헤미야는 이 모든 수모를 당하며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뢴다. 그는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다(4-5절). 백성들은 의욕을 가지고(‘마음을 들여’-6절, cf. 3:20) 성벽 건축을 계속하였고 곧 성벽 전체가 연결되었고 높이 쌓아가는 일만 남게 되었다.

② 군사적 위협과 느헤미야의 대응(4:7-23)

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Throntveit).

x. 주님께서 음모를 헛되게 함: ‘창과 삽’ 방어(15-18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폐하셨다(15절).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군대”가 이미 눈치를 채고 싸울 준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침략을 포기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동시에 공사를 계속 이어갔다.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의 사람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무장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건축을 계속하게 했다.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4:15) c ́.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격려함(19-20절): 성벽 건축은 계속 진행했지만 언제든지 대적들이 쳐들어 올 것을 대비하여 전략을 짰다. 나팔수를 곳곳에 배치하여 적이 어느 한 쪽으로 쳐들어 오면 나팔 부는 쪽으로 모여 함께 싸우자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옛 모세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20절, cf. 신 3:22, 대하 32:8)고 고백한다.

b ́. 사람들이 열심히 공사를 진행함(21절): 이처럼 무리들은 칼을 차고 성벽 공사는 계속되었고 무리의 절반은 밤낮으로 무장하고 보초를 섰다. 아마 이들을 정기적으로 교대해가며 일을 계속 했을 것이다. 그들은 산발랏 일당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a ́. 예루살렘이 사수되다(22-23절):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하루의 일이 끝나도 성 밖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 안에서 자며 교대로 밤을 지키게 하였다. 단지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과 그와 함께한 무리다들도 다 함께 그렇게 솔선수범하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였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이 헤이해지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마칠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6) 사회적 위기와 느헤미야의 대응(5:1-13)

① 문제: 경제적 불공평(5:1-5)

성벽 공사 중에 외부의 침략문제뿐 아니라 내부의 문제 또한, 생겼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1절).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로 인하여 울부짖고 있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저당 잡히기도하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기도 했다. 가장들은 무보수로 성벽 공사일을 하고 있었기에 식솔들의 고통은 더해져 갔을 것이다. 문제는 부유한 유다 사람들의 그들의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cf. 7절).

② 해법: 공동체 정신 회복(5:6-13)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바쁜 공사 일정에도 이 일을 뒤로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 만약 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높은 원성을 살 수도 있으며 분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접근한다. “깊이 생각하고”(7절)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책망하는데 “대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그들이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한다. 형제들이 팔려나가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형제됨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도전한다(9절).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자 받는 일을 그치자고 제안을 하며 자신과 형제들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10절). 또한, 땅과 돈, 소산을 저당 잡았다면 “돌려주라”고 말한다. 이에 귀족과의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말한다(11-12절). 느헤미야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고 그들은 그 맹세대로 행하였다(13절). 느헤미야는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정면돌파(confronting)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 이 문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7) 느헤미야의 모범(5:14-19)

이처럼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12년(BC 445-433년)동안 자신과 형제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특권(유다로부터 받는 수입/세금)을 포기했다. 당시 총독들은 중앙정부에 상납할 것 외에도 자신을 위한 음식과 함께 매일 은 40세겔(44g, 두세 사람의 일년치 봉급)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와같이 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모든 종자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외에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는 민장들(150명)과 손님들을 위한 큰 음식들을 사비로 감당하였다(17-18절).

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cf. 4:4-5) 선한 일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19절) 이 기도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만족(보상)을 바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cf. 잠 19:17, 빌 3:14, 딤후 4:8, 마 6:4).

(8) 느헤미야가 방해를 물리침(6:1-14)

① 대화를 빙자한 암살 음모(6:1-4)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나고 성문을 다는 일만 남았다. 이 소식을 들은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꾀를 써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한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따로 보자고 네 번이나 제안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도 단호하게 거절한다(2-4절).

② 유다가 반역을 준비한다는 공개 서신(6:5-9)

다섯 번째 그들이 제안할 때는 편지를 들려 보냈다. 내용인 즉은 지금 느헤미야의 소문이 안좋은데-유다의 왕이 되어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는데- 자신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느헤미야 편에서 왕에게 말해주겠다는 것이다. ‘평화의 의논’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어 암살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속지 않는다. 만약 그가 상황을 호전시켜보려고 혹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그를 만났다면 그는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산발랏을 만나지 않는다. 그는 불안전한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9절).

③ 거짓 예언자를 통한 권면(6:10-14)

산발랏의 공개 서신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도비야가 나선다(cf. 12절). 예루살렘에 있는 스마야라는 선지자(제사장)를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기를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니 자신과 함께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자는 것이다(10절). 원수들의 계략은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비방하려고 했던 것이다(13절).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범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나중에서야 그는 스마야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된다(12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분별력을 주심으로 그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도비야와 산발랏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다(14절).

(9)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됨(6:15-19)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52일만에 완성된다(BC 445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던 것은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과 온 백성들의 협력때문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었고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은 이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했다(16절).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cf. 7:4). 문제도 잠재되어 있었다. 특별히 유다의 여러 귀족의 가문들이 도비야의 집과 혼인 관계에 있었고(cf. 3:4, 7:10, 13:4) 서로 동맹한 자도 많았다(18절). 이들은 도비야와 서로 편지들을 주고 받았으며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다. 일부 귀족들의 이같은 행위가 느헤미야를 더욱 지치게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하거나 죄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느헤미야의 걸림돌이 되고 있던 것이다. 도비야는 이들에 힘입어 여전히 느헤미야에게 편지로 협박을 했다(19절).

(10) 성벽 완공 후 치안(7:1-3)

성벽이 완공된 후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성벽 공사를 추진한 이유 중 하나는 성전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성전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 성 관리와 경비는 동생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본이 되는 하나냐에게 일임했다(2절).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성문을 열고 닫는 때를 지시하며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각자의 처소 근처를 파수하도록 했다.

(11) 예루살렘 재번영 계획(7:4-5)

성벽 공사가 끝나고 유다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적은 수의 예루살렘 주민들만 남았다. 예루살렘의 집들은 아직 사람이 살만하게 정비되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재번영을 위해서는 이주자들이 필요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5절)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살 사람들을 각 집안에서 징집할 생각으로 계보별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cf. 11:1).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1차 귀향민의 명단(스 2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12) 1차 귀향민 명단(7:6-73)

① 귀향민 대표들(6-7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귀향한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포함하여 12명이었다(스 2장에서는 “나하마니”가 누락된다). 지도자가 12명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옛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을 잇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② 집안별로 구분된 사람들(8-25절)

이 단락은 총 15, 604명을 언급하고 있다. 이중에 11개의 이름은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와 함께 귀향한 사람들이 속한 가문의 명단에 등장한다. 두 명의 이름(하립, 기브온)은 에스라 2장의 명단과 비교했을 때(요라, 깁발) 다르게 기록되는데 이는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기 때문일 것이다. 계수된 수 2,322명도 에스라 2장과 비교했을 때(1,222명)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복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실수로 본다.

③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26-38절)

이 단락은 총 20개의 성읍/지역 이름이 나오고 이중 베들레헴과 느도바 2개만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빨리 항복함으로써 성읍의 파괴를 면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에스라 2장과 비교 했을 때 본문은 막비스를 누락했으며 베들레헴과 느도바의 통계가 188명으로 다르다(스 2장-179명).

④ 제사장들(39-42절)

오래 전에 다윗은 제사장들을 스물네 집안으로 정비했지만(대상 24장) 귀향한 제사장 가문은 오직 네 집안(총 4, 289명) 뿐이었다. 그래도 이 숫자는 귀향민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이 통계는 에스라 2장과 일치한다.

⑤ 레위 사람들(43-45절)

레위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그룹(예수아와 갓미엘 자손), 그리고 찬양을 맡은 사람들(아삽 자손), 마지막으로 문지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 그룹을 모두 합쳐도 360명(스 2장-341명)으로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였다. 다윗 시대에 레위 사람의 수는 38,000명에 달했었다(대상 23:3).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1,5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올 때도 레위 사람들을 겨우 모집하여 38명을 데리고 왔었다(스 8:15-20). 아마도 제사장들과는 달리 레위 사람들은 귀향할지라도 얻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귀향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⑥ 성전 막일꾼들(46-56절)

“느디님”은 성전 막일꾼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이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 온갖 잡일을 했으며(cf. 스 8:20)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여러 전쟁을 통해 들어온 이방인 노예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노예라서 어쩔 수 없이 돌와온 것이 아니라(cf. 노비는 67절에 이름없이 따로 통계된다) 신앙을 따라 왔을 것이다. 총 35개의 이름이 명시되는데 그 수는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 종들의 자손과 함께 392명으로 통계된다.

⑦ 솔로몬 종들의 자손(57-60절)

이들이 성전 막일꾼들과 함께 통계되는 것으로 보아 두 그룹이 밀접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총 10개의 이름이 언급된다. 이들이 이 때까지 ‘솔로몬의 종들(신하)의 자손’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솔로몬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이다.

⑧ 기타 사람들(61-65절)

이들은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자손에 속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 족보를 가지고 있었으며(cf. 5절) 지역 관료들 또한, 그 지역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다(cf. 대상 5:17, 9:22). 전쟁 중이라 족보를 보존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총독은 이들을 따로 구분했다. 제사장 중에서도 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제사장의 직분도 정지되었다(63-64절). 이러한 조치들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⑨ 합계와 성전 기부(66-72절)

본문은 귀향민의 총수가 42,360명이었다고 한다(에스라 2장과 동일하다). 이는 실제로 제시된 그룹들의 합계보다 11,000명 정도가 더 많은 수이다. 이는 아마도 합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뜻일 것이다(아마도 노예 7,337명과 노래하는 남녀 200명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을 것이다). 데리고 온 노예와 짐승의 규모로 볼 때(67-69절), 귀향민 중 상당수가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일부 족장들과 총독 그리고 평민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큰 규모의 기부를 하였다(금 514kg, 은 2,850kg).

⑩ 정착(73절)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귀향민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정착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7장은 성벽 완공 후 예루살렘 재번영을 위해 거주민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에스라 2장의 명단을 반복했다. 이 이야기는 8-10장까지의 삽입되는 이야기 후에 11장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






IV. 언약 갱신(8:1-10:39)


1. 율법 낭독(8:1-12)

본 단락의 시대적 정황과 순서를 논하는 일은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에스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13장에 가서야 나타난다. 그럼에도, 본 단락의 핵심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언약 갱신을 다루며 에스라-느헤미야의 절정을 이룬다. “사실 이 언약 갱신이 언제 이루어진 일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있던 것으로 밝히기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하면서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모두 완성한 다음, 비로소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송병현, cf. 송병현은 Clines, Williamson의 주장을 따라 본 단락이 에스라의 귀환 초기에 있던 일이며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것[8:9]은 훗날에 삽입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사역한 것으로 해석한다).

“일곱째 달”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향민들이 도착한지(BC 458년 다섯째 달, 스 7:9) 두 달 지난 때를 가리킬 수 있다. 에스라는 율법에 헌신된 학자였고(스 7:10, 12)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부탁했고 에스라는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에 온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여 새벽부터 정오까지(약 6시간) 남녀, 알아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주고 해석(통역) 해주었다(3, 8절). 학자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수문 앞에서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한 이 모임이 회당모임의 시초라고 본다(cf. 5-8절).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율법책)을 듣기를 사모했으며 그것을 귀히 여기고(5절) 경청했다(3절).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모두 울었다. 느헤미야(그의 이름은 아마도 편집자에 의해 삽입되었을 것이다)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나팔절-초막절)이니 슬퍼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라 하고 말한다(9-10절, cf. 신 16:15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에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 즐거움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밝히 알게(‘깨닫게’=7, 8절) 되었기 때문이었다(12절).




2. 초막절 기념 예배(8:13-18)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원하여 에스라를 찾아왔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원했다. 그래서 그들과 온 백성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을 지냈다(16-18절, cf. 레 23:34-43).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기에 백성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에스라는 7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주었다. 비록 초막은 초라하고 불편했지만 그들은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였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를 소원한다(cf. 9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3. 회개와 고백(9:1-37)

(1) 회개(9:1-5)

“그달”은 바로 앞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초막절을 지킨 그해(BC 458년) 일곱째 달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5-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킨 후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공동체적 회개의 시간을 갖기 위해 24일에 특별히 모인다. 그들은 모두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1-2절). 또한, 그들은 회개의 열매로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이 회개 운동의 중심에는 역시 말씀(율법)이 있었다. 그 날의 낮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른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3절).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였다(4-5절). 에스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특이하지만 아마도 저자가 백성들의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했을 것이다.

(2) 고백(9:5-37)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풍성한 고백을 담고 있다. 창조주(6절),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6, 10절), 언약의 하나님(7-8절), 용서의 하나님917절), 긍휼의 하나님(19, 28, 31절), (신실하신 하나님(8, 23, 32-33절), 구원의 하나님(11, 27절), 공의의 하나님(33절), 심판의 하나님(27, 30, 36절). 본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② 창조(9:6)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기에 모든 “별들”이 주님을 경배한다. 고대 사람들은 별들을 신으로 믿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것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

③ 아브라함(9:7-8)

레위인들의 고백(찬양)은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아브라함 때)부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높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됨을 보인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충성되지 못함을 되돌아 보고 있는 것이다.

④ 출애굽(9:9-11)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회고한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고난을 감찰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이 땅의 어느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하여 교만한 자를 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⑤ 광야 생활(9:12-21)

⑥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9:22-3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23절, cf. 15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집과 우물과 포도원/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누리는 큰 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cf. 16-17절) 율법을 등뒤로 던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임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26절).

이러한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27-31절).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크신 긍휼로”(27, 28절) 건져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목을 굳게 한다(29절). 이러한 조상들의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주의 영으로”(30절) 경고하셨고, 멸망의 순간에서도 “크신 긍휼로”(31절)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 이는 그들이 뭐라도 잘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다(31절, cf. 17절).

⑦ 다시 시작된 노예 생활(9:32-37)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의 패역과 하나님의 긍휼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최근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생활은 조상들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였으며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다고(33-35절, cf. 계 16:7) 고백한다. 또한, 지금 현재 돌아온 땅에서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종으로” 살며 이방 왕들의 착취아래 고난 당하고 있음을 호소한다(36-37절). 그러나 현재의 순간에 대해서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인다. 이제 자신들의 곤고를 돌아보사(cf. 32절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과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32절)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




4. 언약 갱신(9:38-10:39)

(1) 언약 갱신 예배(9:38)

이 고백 후에 온 백성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한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글로 적었고, 그 위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서명하였다.

(2) 언약에 서명한 지도자들(10:1-27)

이 언약서를 봉인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21명의 제사장들(10:2-8, cf. 12:1-7, 12-22)과 17명의 레위 사람들(10:9-13, cf. 12:8-9, 24:25) 그리고 44 가문의 지도자들(10:14-27)이었다. 44 가문의 지도자 이름 중 처음 21개는 3장(스 2:3-30)의 기록과 평행을 이룬다. 귀향민을 대표했던 집안의 이름(느 3장)이 이곳에서 반복되는 것은, 첫 귀향민들이 바라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후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언약 봉인식이 에스라의 귀환 직후의 일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이름이 삽입된 것은 아마도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나의 ‘회복’ 사건으로 그리며 언약식 자체를 하나의 사건처럼 묘사하기 위한 편집자의 의도였을 것이다. 성경에서 두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대상에 나타난 다윗의 왕위 즉위식(대상 11:1-9)이다. 여기서는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유다 왕 즉위식과 7년반 후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가진 즉위식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묘사한다.

(3) 언약 조항(10:28-39)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맹세를 했다. “저주로 맹세했다”(29절)는 말은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맹세한 것이다. 저자는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10개의 그룹으로 표현하여 온 백성의 참여를 강조한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막일꾼들(느디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 이방 사람과 절교한 자들, 아내들,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귀족 형제들.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성전 창고가 비지 않도록 꾸준히 헌물로 채울 것이다(39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10:39)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은 많은 부분 재물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선 순위를 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언약을 잘 지켰을까? 13장은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전한다.






V. 느헤미야의 나머지 행적(11:1-13:31)


1.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정착(11:1-36)

본 단락은 사실상 7장에 이어진다. 8-10장은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관한 이야기를 위해 삽입한 것이다. 7장 4절은 성벽 공사가 다 끝났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은 적었다고 전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번영을 위해 귀향민들의 통계를 조사했으며(7:5-73) 이제 11장에서는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다.

(1) 예루살렘 거주민 선출(11:1-2)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리고 조사된 통계를 바탕으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원자들을 받아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2) 예루살렘 거주민 명단(11:3-24)

4-6절은 유다 자손들 중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며 여러 세대가 생략되어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베레스의 자손은 468명이었지만(6절), 실로 사람의 자손은 몇 명인지 알 수 없다(cf. 대상 9:6은 세라 자손들 중 690명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고 한다).

7-9절은 베냐민 자손 중 예루살렘에 정착한 살루 집안을 소개한다. 모두 928명이었다. 역대상 7:7-9은 살루 집안 외에도 베냐민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집안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제사장들 중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세 집안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여다야 집안에서 883명, 바스훌 집안에서 242명, 임멜 집안에서는 128명 이었다(10-14절).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7명의 주요 이름이 언급되며 모두 합하여 284명이었다(18절). 성전 문지기는 모두 170명이 정착하여 살았다(19절). 성전 막일꾼들과 노래하는 자들도 예루살렘에 정착했다(21-23절).

이 단락에 나열된 이름들이 상당 부분 분실되어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과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사역자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했음을 알린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드디어 참 이스라엘의 축소판이 되었다.”(송병현)

(3) 그 외 거주지 목록(11:25-36)

이 단락은 유다(25-30절)와 베냐민(31-36절) 자손들이 그들의 지파 영토 전역에 정착했음을 기록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옛적 여호수아 때의 정복과 땅 분배를 생각나게 하며 새로운 출애굽과 새로운 정복이 실현됐음을 나타낸다.




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12:1-26)

(1) 첫 귀향민과 함께 온 제사장들(12:1-7)

1차 귀환에 함께 돌아온 1세대 제사장들은 모두 22명이며 그 이름들이 제시되었다. 12-21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은 비록 같은 이름이 반복될 지라도 2세대 제사장들이다. 1절의 예레미야와 에스라는 선지자 예레미야, 학자 에스라와 동명이인이다.

(2) 첫 귀향민과 함께 온 레위 사람들(12:8-9)

에스라 2장에서는 레위 사람 지도자를 두명만 언급하지만 여기서는 모두 6명의 지도자를 언급한다. 맛다냐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으며 맛다냐와 박부갸는 느헤미야 시대에 예배를 인도했다(11:17).

(3) 대제사장 계보(12:10-11)

귀향민 1세대 대제사장인 예수아의 족보를 기록한다. 엘리아삽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다(cf. 3:1). 그러나 그가 도비야를 도와 느헤미야를 꾀려고 했던 그 엘리아삽인지는 알 수 없다(cf. 13:4, 7).

(4)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12:12-21)

이 요야김은 10절의 요야김과 동일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락은 귀향민 2세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언급된 이름들은 10:2-8에 제시된 명단을 확대해 놓은 것이다.

(5) 레위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정보(12:22-23)

대제사장 엘리아삽, 요야다, 요하난, 얏두아가 활동 하던 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힌다. 22절에 언급된 다리오가 역사 속의 다리오 2세인지 3세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6) 레위 사람들의 사역(12:24-26)

레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맡았다. 첫째는 예배 중에 찬양하는 일이다. 그들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둘로 나눠 서로 마주 보고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둘째는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이다. 이들은 모두 요야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다. 저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




3. 성벽 봉헌(12:27-43)

(1) 봉헌 준비(12:27-30)

이제 드디어 52만에 완성된 성벽(6:15)을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봉헌식을 위해 찬양을 담당할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 이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사방 자신들의 마을에서부터 모여들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2) 행진(12:31-39)

봉헌식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를 성벽 위로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게 하며(38절) 찬양하였다. 이들은 그렇게 반바퀴를 돌아 서로 성전에서 만났다(40절). 36절은 학사 에스라가 한 무리를 이끌었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말한바와같이 두 사건을 하나로 보아 기술하는 방식으로써 에스라를 삽입했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에스라가 성전 건축 이후 바벨론으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3) 봉헌 예배(12:40-43)

무리들은 성벽을 돌아와 성전 앞에서 함께 모였다. 일곱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크게 찬송하였다.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의미로서 주신 기쁨이었다. 저자는 43절에서 “기뻐하다”는 동사와 “기쁨”이라는 명사를 각각 2번씩 사용한다. 기쁨의 충만함은 참된 예배의 본질을 보여 준다(cf. 대하 30:21, 26).




4. 회복된 공동체(12:44-13:3)

(1) 헌물 관리자들이 임명됨(12:44-47)

백성들은 성전에 드려지는 헌물들 곧 십일조와 첫 소산 등을 관리할 자들을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 사람들도 각자에 맡겨진 사역에 집중 할 수 있었다(45-46절). 성전이 재건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성벽 완공과 함께 백성들은 성전 예배와 레위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드렸으며(cf. 10:28-39 ‘언약 내용’) 그들의 역할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2) 이방인들로부터 구분(13:1-3)

성벽 봉헌식의 한 부분으로써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 그들은 말씀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cf. 민 22-24장, 신 23:4-7)을 듣고 그들은 곧장 실천에 옮긴다. 곧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이방 사람들을 모두 분리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때도 있던 일이었다(cf. 9:2).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cf. 약 1:25).




5. 느헤미야의 개혁(13:4-31)

(1) 성전 개혁(13:4-9)

본 단락에 실린 이야기들 중 일부는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 임기(12년)를 마치고 잠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두 번째 총독직을 수행하기 위해 돌아온 BC 432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다(6절). 대제사장 엘리아십(12:12)의 집안은 아마도 혼인을 통해 도비야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cf. 6:18-19). 엘리아삽은 도비야에게 성전 방(곡간) 하나를 내주었다. 도비야는 성벽 공사를 방해한 “대적”(4:3, 6:1)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1절)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대제사장에 의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심히 불쾌하였고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8-9절).

(2) 사역자들 개혁(13:10-14)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던 또 다른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 자기 밭으로 갔던 것이다. 이는 느헤미야의 개혁 때 했던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10:37-39). 이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관리들)을 책망하고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이에 온 유다는 십일조를 내어 성전 곡간에 채웠고 느헤미야는 창고를 지킬 자들과 분배할 자들을 세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직무를 위하여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다(14절). 왠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고독함이 느껴진다. 마치 엘리야의 호소처럼 자신 홀로 이러한 개혁들을 해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기도는 이후에도 세 번 더 반복된다(22, 29, 31절).

(3) 안식일 개혁(13:15-22)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자신의 언약(10:31)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각양 물건을 팔고 있었다. 이에 느헤미야는 모든 귀인들을 책망하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냐고 하며 “너희가” 똑같은 일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18절).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고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사람을 세웠다. 결국,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더 이상 안식일에는 오지 않게 되었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도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22절).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기를 기도한다(22절, cf. 14절).

(4) 공동체 개혁(13:23-31)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모습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에스라가 백성의 통혼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오랜 시간 충격 속에 앉아 있던 것(스 9:1-4)과는 대조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바로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기까지 한다. 느헤미야의 분노가 얼마나 컸길래 그랬을까? 그들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24절).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예로 들어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고 하며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26-27절). 이 시기가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의 사건이라면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한 “언약”(10:30)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을 것이다(cf. 29절). 송병현은 안식일 문제와 통혼 문제가 느헤미야의 개혁 이전이라고 본다(cf. 스 9-10장).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중에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가문도 있었다(cf. 레 21:14). 그것도 “대적” 산발랏(4:1, 6:1)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는 슬픈 분위기 속에 드려진다. “직분을 더럽힌 제사장들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일에 관해 한 일에 대해서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29-30절). 이렇듯 느헤미야서는 기쁨이 충만했던 성벽 봉헌식 이야기(12장)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언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끝난다. 에스라-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영원한 개혁을 위해 참된 성전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성령’(cf. 9:20, 30)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한다.









에스더

성경 해설


에스더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스더는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멸절의 위기에서 보존된 사건을 전하는 역사 이야기다.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수산 궁이며, 주인공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제국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놀라운 역전을 통해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감추어진 섭리를 증언한다.




2. 책명

책명은 중심인물 에스더에게서 왔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이며 ‘도금양’을 뜻한다(2:7).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보이며 정확한 어원은 확정하기 어렵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더는 성문서의 다섯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이며 부림절에 낭독되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에스더서는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저자는 페르시아 궁정과 행정, 유대 관습과 부림절의 기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아하수에로, 곧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기인 주전 486–465년경에 놓이며, 책은 그 사건 이후 부림절이 자리 잡은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정확한 저자와 연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인물과 장소와 조서를 제시하는 이 책의 역사적 성격을 단순한 허구나 교훈 소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고레스의 귀환 칙령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은 페르시아 각지에 남아 살았다. 제국의 법과 왕의 변덕에 삶이 좌우되던 상황에서 하만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려 했다. 이 책은 흩어진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제국의 권세와 변경할 수 없다는 조서조차 섭리 가운데 뒤집어 구원하심을 가르친다. 또한 그 구원을 부림절로 기억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에스더는 잔치와 조서와 역전이 반복되는 치밀한 이야기다. 1–2장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모르드개의 공로를 기록한다. 3–4장은 하만의 멸절 조서와 모르드개의 탄식, 에스더의 결단을 보여 준다. 5–7장에서는 에스더의 두 잔치 사이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르드개의 공로가 드러나며,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서 죽는다. 8–9장은 새 조서와 유대인의 방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부림절을 기록하고, 10장은 모르드개의 높아짐으로 끝난다. 이야기의 중심 전후로 하만과 모르드개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힌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다. 에스더의 왕후 등극, 모르드개의 충성 기록, 왕의 불면, 하만의 때 이른 방문과 연속되는 잔치는 각각 우연처럼 보이지만 함께 언약 백성의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복잡한 사람들과 세속 제국의 제도까지 사용하여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흠 없는 영웅으로 이상화하기보다, 인간의 모호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한다.

금식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은 운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4:16). 부림절은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뀐 구원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와 선물을 나누는 절기다. 모세 율법에 제정된 순례 절기와 같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베푸신 보존의 은혜를 공동체가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만의 음모는 한 집단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넘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계보를 포함한 언약 백성 전체를 없애려는 위기였다.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 부르는 표현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오랜 대립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세부의 해석 열쇠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삼상 15장; 데브라 레이드, 『틴데일 에스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서술에 나타나지 않아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제국의 왕보다 높은 보이지 않는 왕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에스더를 곧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중보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용기 있는 왕후이지만 죄 없는 구속자는 아니다. 에스더서의 더 큰 복음적 방향은 하나님이 멸절의 조서 아래 놓인 언약 백성을 보존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약속의 계보를 지키셨다는 데 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는 죽음처럼 보였던 사건이 죄인을 살리는 가장 큰 구원의 역전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참된 왕과 중보자가 되셨다.




9. 읽는 방법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이야기로 보거나, 반대로 모든 우연을 기적처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반복되는 잔치와 조서, 시간의 일치, 아이러니와 역전을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섭리가 드러난다. 유대인의 마지막 전투도 무분별한 민족적 복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멸절 명령에 맞선 제한된 방어라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본 해설은 데브라 레이드의 섭리와 문학적 역전에 관한 통찰을 주요하게 참고하지만, 등장인물의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그의 견해를 유일한 해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데브라 레이드, 『틴데일 에스더』).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에스더 서론 및 본문 해설; 데브라 레이드, 『틴데일 에스더』;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리딩지저스』 2권 에스더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에스더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서론: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1:1-9)


1. 역사적 배경이 설정되다(1:1-2)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던 일이다”라는 표현은 에스더서가 일종의 역사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Xerxes I, BC 518년)는 다리오1세의 아들로 BC 485-46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다. 그는 에스라(4:6)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반대했던 왕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는 힘 있는 억압자였으나 결국, 그의 통치는 군사적인 실수로 헬라에 의해 수치스러운 패배를 맞으며 끝나게 된다.

주전 5세기에 살았던 헬라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크세르크세스 통치 때 페르시아는 20개의 지방에서 후에 31개의 지방이 있었다고 한다. 1절의 127개의 지방은 매우 과장된 수로 아마도 소지역[메디나]을 포함한 수 일 것이다(cf. 단 6:1). 2절의 수산 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선호하는 겨울용 요새지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헬라인들에게 패한 후 도피처로 삼았던 곳이다(BC 480년). 본문은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1) 신하들을 위한 아하수에로의 잔치(1:3-4)

잔치의 주제는 에스더서 전체에 나타난다. 왕은 180일(6개월) 동안 자신의 영화와 부를 나타내기 위해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장관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은 그가 이집트와 바벨론에 출정한 이후인 BC 483/482년이 된다. 아마도 이 잔치는 헬라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전시내각을 준비하는 계획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후에 왕은 헬라인들과의 전쟁에서 연패하게 되는데(BC 480, 479년) 저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2) 수산 성 사람들을 위한 아하수에로의 잔치(1:5-8)

180일의 큰 잔치기간이 끝나고 왕은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연다. 풍성하고 화려한 분위기는 혼인 잔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어쩌면 왕과 와스디의 결혼 축하 잔치일 수도 있다. 왕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강제하지 못하는 법”을 명령하였다. 이는 잔치의 방탕함을 암시해 준다.

(3) 아하수에로 왕궁의 여인들을 위한 와스디의 잔치(1:9)

페르시아의 남자와 여자들이 가끔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왕후들은 술취함과 음탕한 행동이 동반되는 사교 행사에서는 배제되었다. 헬라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와스디(아메스트리스)의 역사성을 입증해 준다. 그는 그녀를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로 여긴다.

잔치에 관한 묘사는 허례허식에 집중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허세와 부를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다음 이야기에서 즉시 추락하고 만다.






II.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1:10-2:20)


1. 와스디 왕후의 폐위(1:10-2:4)

첫 번째 사건은 아하수에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왕궁 운영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1) 와스디가 아하후에로 왕의 부름을 받다(1:10-11)

잔치의 절정인 7일째에 왕은 “와인 때문에 왕의 마음이 좋게 되었을 때”에 7명의 환관들을 명령하여 와스디 데려오게 한다. 왕비를 데려오는데 7명이 필요했다는 사실과 그 7명의 이름들의 발음이 익살스러운 것으로 보아 저자는 왕을 무능력함을 비웃고 있는 것 같다. 랍비문서의 해석자들은 “관을 정제하고” 나오게 하라는 말은 화려한 터번(turban)을 하고 나오라는 말로, 즉 나체로 나오게 명한 것이라고 말한다.

(2) 와스디가 왕의 소환에 불응하다(1:12)

와스디는 “왕 앞에 서는 일을 거부했다.” 이에 왕은 마음 속에 진노가 불 붙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그만 우유부단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한다.

(3) 아하수에로가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이야기에 긴장이 더해지다(1:13-15)

왕은 현자들 즉 “법률과 재판”의 전문가 7명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절차를 결정할 권한을 허락한다. 이는 후에 하만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남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다. 여기서 그의 유약한 지도력과 권위 부족이 드러난다.

(4) 므무간의 제안(1:16-20)

7명 중에 한 사람인 므무간은 왕후가 왕에게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라며 문제를 확대시킨다. 왕후의 태도에 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 모든 귀부인들이 따라하게 될 것이고 왕의 지방관들이 똑같이 멸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다. 사실 그의 관심은 이 나라에서 남편들의 권위를 법적으로 세우겠다는 데에 있다.

(5) 아하수에로가 므무간의 조언을 받아들이다(1:21-22)

결국, 왕은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에 각 백성의 언어로 조서를 내리게 한다. 조서의 내용은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권위의 방편으로써)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6) 아하수에로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다(2:1-4)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은 와스디의 일과 조서를 생각하며 (아마도) 후회하고 있었다. 그때 신하들은 왕의 울적한 기분을 알아차리고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모아 몸을 정결하게 한 후 그중에서 왕후를 선택하라는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 왕은 이번에도 신하들의 말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입장이 된다. 보통 페르시아에서는 7개의 귀족 집안 중에서 왕후가 간택되었는데 이번에는 “전국 각 지방”(3절)에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기준으로 왕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가문없는’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는 기회가 된다.

(1) 에스더의 가족사(2:5-7)

모르드개가 소개된다. 그는 유다인으로 베냐민 자손 사울 왕의 가문으로 소개된다. 모르드개가 사울의 가문이라는 연결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원수 하만이 아각 자손, 즉 옛날 사울 왕이 전멸시키기를 실패한(삼상 15장) 아말렉 사람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모르드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부모를 잃은 자신의 조카 에스더(“하닷사”에 대한 페르시아식 음역)를 “입양하여” 키웠다(cf. 칠십인역은 에스더를 모르드개의 아내로 데려왔다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모르드개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끌려왔다는 언급은 그가 포로 공동체의 상류 계층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2) 에스더가 은혜를 입다(2:8-9)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여 헤개(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갔다”(강제로 끌려갔음을 암시한다). 그녀의 운명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전체의 운명과도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헤개는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보고 은혜[헤세드]를 베푼다. 단장을 위한 미용 물품들과 음식(‘진미 요리’)을 주며 에스더를 시중드는 일곱 궁녀와 함께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준다. “여기에서 강조는 예외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그녀가 이런 선물들을 받는 속도에 있다.” (레이드)

(3) 에스더의 비밀(2:10-11)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명령하여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어쨌든,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상황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핀다.

(4) 간택 과정의 설명(2:12-14)

여기서는 모인 처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왕 앞에 서게 되는 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처녀들은 12개월동안 몰약과 향품 등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왕에게 나아갈 때는 특별한 것을 구하여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 후 왕이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5)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다(2:15-17)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왕의 통치 제7년).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검소하게 나아간다(15절). 그럼에도,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고 에스더는 모든 여자보다 왕 앞에 은총[헤세드]과 호의를 입었다(17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준다(cf. 9절). 결국, 에스더는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 만에 왕후가 된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녀의 민족 이야기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6) 왕후 에스더의 연회(2:18)

다시 한번 큰 잔치가 열린다. 이번에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로 인하여 전국 각지의 백성들이 혜택을 입는다.

(7) 모르드개를 향한 에스더 왕후의 충성(2:19-20)

왕후가 되었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을 양육해 준 모르드개의 말을 순종한다. 저자는 다시 한번(cf. 10절) 에스더의 출신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 일이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내비친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가 어느 정도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III. 아하수에로에 대한 암살 음모(2:21-23)


1. 암살 음모가 모르드개에 의해 발각되다(2:21)

이 사건은 간결하게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모르드개는 자신의 자리(대궐 문)에 있다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다. 사실 아하수에로는 이번 암살 음모에서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결국, BC 465년 자신의 측근에 의해 왕궁에서 살해된다.




2. 암살 음모가 허사로 끝나다(2:22-23)

모르드개는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다. 여기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충실한 신하로 그려진다. 결국, 음모를 꾸몄던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이 일은 궁중 일기에 기록된다. 이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모 사실을 알린 모르드개에 대한 보상이 없이 지나간다.

“바사 왕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섬김에 상을 주는 데 양심적이었으므로 이런 경우에 왕이 모르드개에게 어떤 상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스림을 보여 준다. 이 시점에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지 않는 것이 후에 왕으로 하여금 그에게 상을 주도록 하고 하나님이 악한 자의 몰락을 가져오도록 하만의 악한 계획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cf. 6:1-13).”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해설 중)






IV. 유대인 포로들에 대한 하만의 음모(3:1-15)

1-2장이 이야기의 배경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위기가 나타난다.


1. 하만의 권력(3:1-11)

‘명예’라는 주제가 1-11절의 배경이 된다. 하만은 명예에 집착하는 왕으로부터 명예를 얻는다.

(1) 권력에 오른 하만(3:1-2)

“그 후에”-아마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약 5년이 지났을 때일 것이다(cf. 2:16, 3:7). 하만이 소개되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국인 아말렉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cf. 출 17:8-16, 신 25:17-19, 대상 4:43). 이 용어를 볼 때 하만과 모르드개와의 갈등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은 하만과 모르드개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그 지위가 모든 대신들 위에 높아진다. 그러나 “대궐 문”(2:19)에 있는 모르드개는 이 상황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 이는 모르드개의 민족적 정체성(cf. 4절)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2) 모르드개에 대한 하만의 분노(3:3-5)

다른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개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자신이 왜 무릎을 꿇지 않는지를 당당하게 밝혔다. 신하들은 이 일을 하만에게 알렸고 하만은 매우 분노[헤마]하였다(cf. 1:12).

(3) 하만이 모든 유대인의 파멸을 계획하다(3:6-9)

하만은 개인적은 모욕 때문에 분노하였고, 이것 때문에 지나친 복수를 꾀한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유다인임을 알았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모르드개의 민족”을 멸종시킬 계획을 한다. 이에 하만은 제비(부르)를 뽑아 열두째 달(거의 12개월 후)을 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한다. 그는 왕의 허락을 구할 때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민족의 이름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민족을 진멸하고자 하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엄청난 재산(아마도 제국 전체의 1년 예산의 2/3)을 왕께 드리겠다고 약속한다(cf. 13절).

(4) 이제 하만이 책임자가 되다(3:10-11)

왕은 별 관심이 없는 듯 상황을 조사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왕의 반지와 함께 모든 권한을 하만에게 넘긴다. 왕은 자신의 나라의 한 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1장에서 보여준 왕의 영광과 위대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제 모든 “권세”는 하만의 손에 들어갔다.




2. 대학살 조서(3:12-15)

(1) 조서가 꾸며지다(3:12)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인 학살에 관한 조서가 유다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 전날(니산월 13일)에 꾸며진다. 그 조서는 페르시아 각 지방에 보내지기 위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작성되고 왕의 반지로 봉해진다.

(2) 조서가 배포되다(3:13-15)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두째 달(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다. 이 되돌릴 수 없는 법이 각 지방에 전해지고 수산 성에도 반포된다. 이러한 상황에 하만은 왕과 함께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하만과 왕과는 다르게 다른 비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 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다. 조서는 그 실행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V.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에 대응하다(4:1-5:8)

지금의 관심은 하만에서 모르드개로 다시 모르드개에서 에스더로 옮겨간다. 에스더는 희망의 인물로 등장하며 사건의 결과는 그녀에게 달려있다. “그녀는 실제적이지만 절제된 감정을 보이고 단호하고 노련한 전략가이다.” (레이드)

(1) 모르드개가 베 옷을 입고 통곡하다(4:1-4)

조서로 인하여 수산 성은 “당혹스러워했다.”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모르드개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도성 가운데로 나가서 울며 부르짖으며 대궐 문까지 이르렀다. 에스더도 시녀와 내시를 통하여 모르드개의 소식을 듣게 된다. 슬픔을 나타내는 베 옷을 입고는 아무도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2절).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신변이 위험해질까 봐 매우 근심하며 모르드개에게 새 옷을 입히고자 한다(4절). 이는 모르드개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조사하다(4:5-9)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명령한다. 모르드개는 하닥에게 구체적인 정보(자신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일과 하만의 뇌물 사건까지)와 함께 조서의 초본을 건낸다. 또한,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전하게 한다(8절). 모르드개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밝힐 때가 됐음을 말하고 있다.

(1) 에스더가 난처하게 되다(4:10-11)

모르드개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지금까지 모르드개에게 순종적인 에스더였지만(cf. 2:20) 지금 상황은 당장 모르드개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를 부르지 않은지 벌써 30일이 지났다.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아간다면 간구할 기회를 갖기는 커녕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에스더는 넌지시 자신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혹시라도 왕이 “금 규”를 내민다면 왕에게 말할 일만의 가능성이 있음도 내비친다.

(2)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도전하다(4:12-14)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개의 답변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에스더 자신의 생명도 위태하다.

둘째, 유대인들은 에스더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에스더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위험하다.

모르드개는 바로 이때를 위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겠냐(14절)고 도전한다. 결국, 생명이 위태하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충고한다. 그는 에스더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용기를 북돋는다. 모르드개의 충고에 나타난 “유다인”이라는 정체성과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얻게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언급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과 에스더가 신앙을 근거로 행동해야 함을 암시해 준다.

(3) 에스더가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다(4:15-17)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도전을 받아들여 결단의 회답을 전한다. 그녀는 자신이 이 때를 위해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유다민족을 대표하며 유다민족의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행동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을 위해 3일 밤낮을 모두가 함께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3일 뒤에 그녀는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cf. 그러나 실제로 에스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일 째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5:1-2).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다. “죽으면 죽으리이다”(cf. 창 43:14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자세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3. 에스더가 잔치를 열다(5:1-8)

독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야기는 여기서 갑자기 느려진다. 4:16의 에스더의 결단(“죽으면 죽으리이다”)을 볼 것같으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바로 유다민족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간구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에스더는 (3일의 금식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일까?)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자신의 요구를 바로 밝히지 않는 것을 통해 긴장과 불안을 더욱 고조시킨다.

(1) 에스더가 초청장을 보내다(5:1-5)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금식하던 3일째에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의 눈에 띌 수 있는 왕궁 안 뜰에 선다. 지금 에스더는 의도적으로 ‘왕의 영역’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제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다음 이야기가 달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럽게 느낀다. 그리고 그의 금 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한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소원을 묻는다. 에스더는 여기서 지혜롭게 행동한다. 바로 민족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그저 왕을 잔치에 초대함으로써 그의 호기심과 관심을 극대화시킨다. 왕은 즉시로 에스더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만을 부른다.

(2) 첫 번째 잔치에 이어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하다(5:5-8)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 자리에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아낸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상과는 다르게 에스더는 민족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왕의 호기심을 배로 자극한다. 내일 잔치에서는 꼭 그 소원을 말하겠다는 것이다. 에스더는 왕의 모든 관심을 최대한으로 자신의 요구에 집중시키고 있다.

내일도 하만이 함께 와 줄 것을 요구한다. 하만을 같이 잔치에 초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더는 어떤 면에서 원수인 하만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어쨌든, 에스더는 잘 고안한 계획을 수줍고 은근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 자신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만든다(Bush). 에스더의 지연 전술은 그녀의 지혜와 통제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야기의 긴장을 높여 준다.






VI. 모르드개에 대한 하만의 음모(5:9-14)

다시 한번 독자들은 에스더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보기 위해 더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잔치 이야기(7장) 전에 저자는 하만의 분노를 조명하며(5:9-14) 이어서 하만이 아닌 모르드개가 높여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6장).


1. 소용돌이치는 하만의 감정(5:9-13)

첫 번째 왕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한 하만은 기분 좋게 두 번째 잔치를 기대하며(cf. 12절) 대궐을 나온다. 그는 분명히 왕후가 자신의 편일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곧 대궐 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개였다. 모르드개는 이번에도 하만을 보면서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복수할 날을 생각하며 참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아내(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며 “왕후에 의해” 인정을 받는지를 자랑한다(12절).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은 지금 자신이 ‘유다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샘이 되었다.

하만은 자기 자랑과 함께 자신의 불만족(모르드개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한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2. 하만이 아내의 충고에 따라 모르드개를 교수형에 처하기로 하다(5:14)

하만의 자랑과 불만에 공감을 표현하듯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을 기분 좋게 할 말을 즉흥적으로 내뱉는다. 22m가 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르드개를 그 장대에 매달라는 것이다. 하만은 이 제안을 좋아했고 바로 장대를 세우게 한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에스더가 내일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계략을 누설하기 “전에”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는 계획을 짠 것이다. 하만은 분노에 가득 찬 채로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반면 에스더는 어쩌면 너무 느리게 문제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하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야기는 6장에서 다시 한번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하만은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왕에게 허락받으러 갔다가 왕의 명령을 받아 모르드개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6장).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만이 ‘자신이 매달려 죽을’ 장대를 세운 꼴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VII.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하다(6:1-11)

하나님은 역사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모든 경영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일어난다.


1. 모르드개의 충성이 기억되다(6:1-3)

하필 “그날 밤” 왕의 잠이 달아났다. 왕은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읽게 하였고 그냥 지나쳤던 모르드개의 고발 사건(2:21-23)을 듣게 된다. 그리고 왕은 음모를 고발한 충성스런 모르드개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자신의 특권을 나누는 관습이있었다.




2.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조언을 받아들이다(6:4-9)

왕은 즉시 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았고 마침 하만이 모르드개의 일로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 뜰에 이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어야 겠느냐’는 왕의 질문에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왕의 것으로 최고로 높여주고 성중에서 반포하게 하시라고 대답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아지는 것이었다.

하만은 급한 마음에 그 밤에 왕에게 나가 모르드개의 목숨을 구하려 했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왕이 높이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하만의 우둔함이 우스꽝스럽게 드러난다. 이후의 진행은 확실히 그를 수치스럽게 만든다(cf. 12절).




3. 모르드개가 공개적으로 존귀를 얻다(6:10-11)

왕은 이번에도 의심없이 신하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하라고 명령한다. 그 대상은 모르드개이며 그 일(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에서 반포하는 일-9절)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만이었다. 하만은 자신이 했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모르드개에게 해야 했으며 성 중 거리로 다니면 모르드개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외쳐야 했다. 이러한 반전은 하만의 ‘민족적 말살 계획’에도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한다.






VIII. 부분적 성공: 하만의 죽음(6:12-7:10)

(1) 세레스와 조언자들이 하만의 파멸을 예견하다(6:12-14)

저자는 모르드개의 감정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하만은 “애곡”하며 수치를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머리를 싸고[하파]”라는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다(7:8). 하만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아내와 현자들의 말 속에서도 드러난다. 5장(14절)에서는 하만을 ‘축복’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를 ‘저주’한다.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13절). 히브리 문장에서는 “떨어지다[나팔]”이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이 한 구절 안에 3회나 반복된다(“굴욕을 당하다” “엎드러지고 엎드러질 것이다”).

(2)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다(7:1-2)

하만은 ‘저주의 말’을 듣는 중에 왕의 내시들에 의해 잔치 자리에 불려 나간다. 하만이 급하고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도착했을 대 에스더는 이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왕은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요구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확실하게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보인다.

(3) 드디어, 에스더가 하만과 그의 음모를 밝히다(7:3-6)

에스더는 이미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상태이다. 그런 그녀의 소원은 “내 생명을 살려 달라는 것”이었다. 온몸으로 에스더의 소원을 듣던 왕은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나라의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를 누가 헤친다는 것인가!

에스더는 이어서 “내 민족을 살려 달라”고 하며 자신과 민족이 도륙을 당하고 진멸 될 상황에 놓였음을 알린다(4절, cf. 3:13). 그러나 에스더는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음으로 왕의 궁금증을 자극하며, 왕 자신의 손을 벗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왕의 분노를 폭발 일보 직전으로 가게 만든다. 에스더는 지금 철저하게 계산된 말을 하고 있다(cf. “왕의 손해”-4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킨다). 왕은 그다음 질문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감히 그런단 말인가?” 에스더는 앞에 앉아 있는 하만을 가리키며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6절)라고 말한다. 하만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진다.

(1) 아하수에로의 분노가 솟구치다(7:7-8)

왕은 노하여 그 자리를 떠나 궁전 뜰로 나간다. 과연 왕은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자신이 높인(3:1) 하만을 대적자로 볼 것인가? 말그대로 긴강은 최고조에 달한다. 왕후 에스더를 향한 왕의 ‘애틋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무시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왕은 에스더에게 온몸을 뺏겼다. 그리고 (어쩌면 우유부단하여 결단하고 있지 못하던) 왕의 입장을 확실하게 못 박을 사건 하나가 더 일어난다.

왕이 보니 ‘하만이 자기를 고발한 사랑하는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왕이 보기에 지금 ‘하만은 제 정신이 아닐 뿐 아니라 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왕은 하만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이 그를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한다. (cf. Yamauchi는 당시 남자 신하나 환관이 궁전의 여자에게 말할 때는 일곱 발자국보다 가깝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궁전의 예의 법령을 언급한다.)

(2) 하만이 죽음을 당하다(7:9-10)

왕의 내시 중 한 명인 하르보나(1:10)가 하만의 집에 세워진 장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왕은 (아마도 그의 조언을 따라)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게 한다. 하르보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모르드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충성된 말로 고발한”-9절) 두 사람의 긴장관계도 잘 알고 있고, 때마침 ‘장대’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추측해 볼 때 어쩌면 에스더 혹은 모르드개의 지원군이었을 수 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세워둔 장대에 자신이 죽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IX. 완전한 승리: 유대 백성이 구출되다(8:1-9:16)

하만과 모르드개의 운명이 역전되었지만 아직 유대 민족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에스더는 하만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다시 한번 왕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절(8:3).


1.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왕의 인정을 받다(8:1-4)

민족적 문제 해결을 앞 둔 시점에서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소개로 왕 앞에 서게 되며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왕의 인장반지를 받은 모르드개는 이제 ‘두 번째 미션’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게 된다.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지만(cf. 1절) 그녀의 관심은 유다인의 생사 문제에 있었다(7:3-4). 그녀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3절)의 악한 계략을 제거해 주시기를 울며 간구한다. 이 때 왕은 에스더에게 금 규를 내밀고 에스더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왕께 구한다.

(1) 에스더가 새 조서를 요구하다(8:5-6)

에스더는 자신이 왕의 호의를 얻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요청을 아뢴다. “만일 즐거워하시며, 제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좋게 보신다면”(5절)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의 확실한 응답을 이끌어 낸다. 에스더는 이 ‘전쟁’이 유다민족과 아각 사람의 대결임을 분명히 한다.

(2) 아하수에로가 문제를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넘긴다(8:7-8)

왕은 하만의 조서가 철회될 수 없음을 알기에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새로운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찍도록 허락한다. 왕은 두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권한을 넘긴다. 이제 조서의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두 사람이 고민해야 한다.

(3) 모르드개가 새 조서의 기록을 감독하다(8:9-10)

모르드개의 조서가 쓰인 때는 세 번째 달(시완) 23일이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지 두 달하고 10일이 지났다(cf. 3:12, 첫째 달 13일). 이 조서도 똑같이 전국 각 지방에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쓰인다. 특별히 여기서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도 쓰였음을 강조한다. 왕의 반지로 인이 찍힌 조서는 전국 각지에 전달된다.

(4) 새로운 조서가 배포되다(8:10-14)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의 날’(열두 째 달 13일)에 함께 모여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cf. 삼상 15:3)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서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였다(13절). 이 조서들은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전국으로 급하게 전달된다.

(1) 모르드개의 존귀가 완성되다(8:15)

모르드개가 현재 입고 있는 의복은 4장 1절의 베 옷과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모르드개가 받는 ‘존귀’는 이전 하만의 것을 능가한다. 수산 성은 하나가 되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2) 유대인의 기쁨이 완성되다(8:16-17)

이 일은 모르드개 한 개인이 얻는 영광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얻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었다. 수산 성뿐만 아니라, 조서가 이르는 각 지방마다 유다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으며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 소식은 유다인들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 인종들에 속한 많은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9:2-3) 유다인이 되는 놀라운 일로 이어진다. 출애굽의 사건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

(1)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다(9:1-5)

9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그 날”(열두 째달 13일)이 되었다. 그 날은 ‘역전의 날’이었다. 분위기는 일찌감치 유다인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모르드개는 점점 창대해져서 존귀하게 되고(cf. 출 11:3) 각 지방에 그 명성이 퍼졌다(4절). 모든 지방관들과 고위관직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모두들 유다인들을 도왔으니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할 때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다(2절).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행했다(5절). 압도적인 승리였다.

(2) 수산 성에서 유대인 승리의 범위(9:6-12)

수산 성에서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과 함께 500명의 남자들이 죽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조서가 허락했음(8:11)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유다인들이 개인적인 복수나 탐욕에 의한 살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산 성에서 일어난 500명과 하만의 아들들의 죽음이 왕에게 보고 되었고 왕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수산 성에서 이 정도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즉 다른 지방은 더 큰 보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왕은 지금 에스더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듯해 보인다.

(3) 수산 성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에스더의 또 다른 요청(9:12-13)

‘역전의 날’로 인하여 왕께 요구했던 에스더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왕은 여전히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또 묻는다. 왕은 여전히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듯이 에스더는 짧은 시작의 말(13절, cf. 7:3)과 함께 ‘보복의 날’을 하루 더 연장해줄 것과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얼핏보기에 에스더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저자는 “에스더의 잔인한 성격을 말하기보다는 독자로 하여금 유대인에 대한 미움을 제거하기 위한 그녀의 결단력을 알아차리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원수를 누르는 유대인의 최후 승리이다”(레이드). 또한, 이는 옛날 사울 왕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명령(삼상 15:3 ‘아말렉을 진멸하라’)이 에스더에 의해 완전하게 성취됨을 보여 준다.

(4) 에스더의 요구가 승인되다(9:14-15)

왕은 에스더의 요구를 그대로 허락하고 조서를 내린다. 그래서 다음 날인 열두 째달 14일에도 수산 성에 사는 유다인은 대적 300명을 더 죽이고 하만의 열 아들들의 시체는 매달리게 되었다. 에스더는 대적자들을 완전히 제거했다(cf. 수 8:29, 10:26). 다시 한번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cf. 10절) 이 모든 일이 개인적인 원한 풀이가 아님을 확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이었다.

(5) 지방에서 유대인 승리의 규모(9:16)

수산 성 외에 각 지방에서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칠십인역은 15,000명)이 도륙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다인들은 대적들로부터 벗어났다/쉬었다([누아흐]=18, 19절). 여기서도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탈취물)에 손 대지 않았다.






X. 유대인들이 승리를 자축하다(9:17-32)


1. 즉흥적 축제의 날들(9:17-19)

유다인들은 승리의 결과로 주어진 ‘휴식의 날’을 “축제와 기쁨의 날”(17, 18, 19절)로 보낸다. 또한, 서로 예물(음식)을 주고 받으며 “선물의 날”로 함께 기뻐한다(cf. 느 8:10, 12). 이는 ‘부림절’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전에 각 지방마다 자발적으로 잔치들이 열렸음을 말해 준다. 특별히 ‘쉼’이 강조되는데 이 쉼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cf. 22절, 10:3).




2. 모르드개가 부림절 절기를 공식화하다(9:20-22)

모르드개는 이미 자발적으로 시작된(cf. 23절) 이 축제를 매년 지키도록 공포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쉬게(=출 20:11, 신 5:14) 된 일을 기념하도록 한다. 이제 매년 열두 째달 14일과 15일은 모든 유다인이 지키는 절기가 된다. 잔치에서 서로 선물(음식)을 나누는 관습은 그대로 유지된다.

(1) 절기의 역사적 뿌리의 요약(9:23-26)

“아각 사람이자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제비[부르]를 뽑아 정한 날이 도리어 하만 자신과 그의 아들들의 심판 날이 되었으므로 그 절기를 “부림”이라 칭했다. 부림절은 군사적 승리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전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이다. “에스더 이야기의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은 이들을 죽이려는 악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분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레이드).

(2) 절기에 대한 유대인의 다짐(9:26-28)

저자는 이 절기가 모르드개의 공포로 공식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다 공동체 스스로가 이 절기를 만들고 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기로 했음을 강조한다. 이 기쁨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유다인만은 아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이 되었던 것처럼(8:17), “유다인과 화합한 자들”(27절)은 이 절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3) 에스더가 절기를 법제화하다(9:29-32)

실질적으로 부림절을 있게 한 사람은 에스더였다. 그녀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도록(31절) 한 사람이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사람이었다(25절). 이제 에스더는 부림절 절기를 제정하고 정착시키기는 일에 왕후의 모든 권위를 활용하고 있다.

“29-32절은 역사가 현재를 만들고 정립될 때, 그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 주고 있다. 모든 세대를 위한 부림절이 제정되면 에스더 이야기는 원래의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유대 공동체를 위해 의미있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부림절은 에스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에스더 이야기의 메시지는 언제나 살아있게 될 것이다.”






XI. 결론: 모르드개의 명예(10:1-3)

결론 부분은 아하수에로의 통치에 관한 서론 부분(1:1-2)을 반영한다. 저자는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를 언급함으로써 에스더서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아하수에로 왕은 광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르드개를 제2인자로 높였다. 모르드개는 그의 수많은 형제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백성(“모든 씨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샬롬”을 말하였다/기원하였다. 현재 모르드개의 모습은 세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① 왕과 백성을 섬기는 모습 ② 왕에게 높임을 받고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 ③ 왕적 제사장적 모습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 임박한 멸절에서의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이 세계의 정치 구조가 계속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 하나님 백성은 왕궁에 강력한 지지자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참다운 구원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의 도래를 기다린다.”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해설 중)







시가서·지혜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한국어 성경에서 욥기·시편·잠언·전도서·아가는 흔히 시가서 또는 시가서·지혜서로 묶인다. 이 다섯 책은 고난, 예배, 지혜, 인생의 한계,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탐구하며, 역사와 율법과 예언이 가르치는 진리를 기도·노래·격언·성찰·사랑의 시라는 형식으로 마음과 삶에 새긴다. 히브리 정경의 ‘성문서’에는 이 다섯 권 외에도 룻기·예레미야애가·에스더·다니엘·에스라–느헤미야·역대기가 포함되므로, 이 앱의 묶음은 더 정확하게 ‘시가서·지혜서’라고 부른다.




2. 역사·문학적 성격

히브리 시는 운율보다 평행법, 이미지, 반복, 생략, 과장과 정서의 움직임으로 뜻을 전한다. 지혜문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경외와 분별로 살아가는 길을 탐구하며, 잠언의 간결한 격언, 욥기의 논쟁과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의 성찰, 아가의 사랑 노래처럼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한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참된 삶의 원리를 제시하지만 특정 행동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따른다는 무조건적 약속은 아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단순 인과응보와 피상적 낙관주의를 교정하면서도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고 창조주를 경외하도록 이끈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욥기–아가;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3. 전체 흐름

욥기는 설명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 앞에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게 한다. 시편은 탄식과 찬양, 감사와 회개, 왕과 성전, 창조와 토라를 기도로 엮어 언약 백성의 예배 언어를 형성한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지식의 근본으로 삼아 말·재물·성·가정·노동·우정과 권력의 일상을 훈련한다. 전도서는 ‘해 아래’ 수고와 성취가 붙잡을 수 없는 안개 같음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심판하실 창조주를 경외하라고 한다. 아가는 창조와 언약 안에서 남녀의 상호적 사랑과 갈망, 기쁨과 기다림을 시적으로 노래한다.




4. 핵심 신학

이 책들의 공통 중심은 여호와 경외다. 참 지혜는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언약적 태도다(잠 1:7; 9:10; 전 12:13). 성경은 믿음과 감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시편과 욥기는 슬픔·분노·두려움·의문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는 믿음을 가르친다. 예배는 현실을 부인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기억하며 탄식을 찬양으로 가져가는 행위다. 지혜는 개인 성공만이 아니라 의와 공의,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절제된 말과 신실한 관계를 포함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이자 다윗의 주, 의로운 고난자와 영원한 왕으로 증언한다(시 2편; 22편; 110편; 고전 1:24, 30). 시편의 왕과 고난과 부활의 소망은 그의 십자가·부활·승천 안에서 절정에 이르고, 지혜의 초청은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열린다. 욥이 갈망한 중보와 최종적 신원, 전도서가 드러낸 죽음 아래 수고의 한계, 아가가 노래한 언약적 사랑은 각각 그리스도의 직접 예언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부활과 새 창조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경적 완성을 바라본다. 특히 아가의 각 장면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암호로 만들지 말고 창조된 혼인의 선함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엡 5:25-32; 『리딩지저스』 3권).




6. 읽는 방법

시의 비유와 과장과 평행법을 산문 명제처럼 평면화하지 말고 시 전체의 화자·정서·움직임을 따라 읽어야 한다. 시편의 저주시는 개인 복수의 허가가 아니라 악을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는 언약적 기도이며, 신약의 원수 사랑과 최후 심판의 소망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잠언을 번영과 성공의 보장 공식으로, 욥기를 고난의 원인을 모두 설명하는 해답집으로, 전도서를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 아가를 노골적 성 묘사나 순수한 알레고리로 축소하지 않는다. 각 책이 서로를 교정하고 보완하도록 함께 읽으며,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선물을 감사히 받는 삶임을 붙들어야 한다.




7.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시가서·지혜서 관련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트렘퍼 롱맨 3세·레이먼드 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및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3권;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의 시가서·지혜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욥기

성경 해설


욥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욥기는 의인의 고난과 참된 지혜를 다루는 구약의 지혜서다. 욥은 완전한 의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신 인물이다(1:1, 8; 2:3). 따라서 그의 재난을 특정한 숨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로 설명할 수 없다. 욥기는 고난의 모든 원인을 알려 주는 해답집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책이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칠십인역은 중심인물의 이름을 따라 이 책을 ‘욥’이라 부른다. ‘욥’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어원과 뜻은 확정하기 어렵다. 그의 족보와 이스라엘 지파도 제시되지 않으며, 우스 땅에 살았던 비이스라엘인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설정은 욥기가 고난과 하나님 경외의 문제를 이스라엘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다루게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욥기 본문은 저자의 이름과 기록 연대를 밝히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모세 저작설을 비롯한 여러 견해가 제안되었지만 확정할 만한 본문 근거는 없다. 욥의 장수, 가문의 제사장 역할, 재산을 가축으로 헤아리는 방식은 족장 시대와 유사한 배경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건의 시대와 책의 기록 시기는 구분해야 한다. 문체와 어휘만으로 늦은 연대를 단정하거나 여러 시대의 자료가 결합된 책으로 해체하기보다, 현재의 통일된 정경 형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욥은 이스라엘 밖 우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복을 누리던 사람이다. 독자는 1–2장의 천상 장면을 통해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의 경외가 보상에 의존한 것인지 시험받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은 이 배후를 모른 채 눈앞의 고난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고난을 개인의 특정한 죄와 직접 연결하는 단순한 보응 공식을 깨뜨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욥기는 산문과 시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산문 서론은 욥의 경건과 두 차례의 시험, 세 친구의 방문을 보여 준다(1–2장). 욥의 탄식(3장) 뒤에는 엘리바스·빌닷·소발과의 세 차례 논쟁이 이어지고(4–27장), 28장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를 노래한다. 욥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결백을 호소하고(29–31장), 엘리후가 새로운 관점에서 말한다(32–37장).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욥이 응답하며(38:1–42:6), 산문 결말은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욥의 중보, 욥의 회복을 전한다(42:7-17).




6. 핵심 주제와 신학

욥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 지혜의 한계가 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의인을 복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참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모든 개인의 현재 형편을 판정하는 절대 공식으로 바꾼다. 그 결과 욥의 고난을 죄의 증거로 단정하고 고난당하는 이를 정죄한다. 부분적으로 바른 교리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거짓되고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다.

욥은 격렬하게 탄식하고 때로 지나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그는 운명 앞에서 독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며, 자신을 들으시고 판단하실 분을 찾는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에게 천상 회의의 비밀이나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다. 대신 창조 세계의 광대함과 질서, 베헤못과 리워야단까지 다스리시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 주신다. 욥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의 지식이 창조주의 통치를 재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욥기는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를 직접 서술하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과 지혜를 증언한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과 제한을 벗어나 행동하지 못하며, 혼돈처럼 보이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이 현세적 보상만을 위한 거래가 아님을 드러낸다. 또한 욥이 재판관과 증인, 중보자와 구속자를 갈망하는 과정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실 중보를 기다리게 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욥은 죄 없는 구속자도 아니며 그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욥의 모든 경험을 예수님의 생애와 일대일로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고난받고, 거짓 고발과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설 중보자를 갈망하는 흐름은 더 크고 참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부활로 의롭다 인정되신 참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지 못해도 정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복음의 확신을 얻는다(롬 8:1, 31-39; 딤전 2:5).




9. 읽는 방법

욥기를 읽을 때는 각 화자의 말을 곧바로 성경 전체의 최종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와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에는 참된 진술과 잘못된 적용, 믿음과 혼란이 섞여 있다. 또한 욥의 마지막 회개를 친구들의 주장처럼 그가 숨은 중죄를 인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욥은 하나님의 실제 임재 앞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말한 것을 거두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다. 결말의 갑절 회복도 모든 신자에게 현세의 건강과 재물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그의 이야기를 은혜로 마치셨다는 표지로 읽어야 한다.

원문 해설은 크리스토퍼 애쉬의 주석을 주요 안내선 가운데 하나로 사용한다. 애쉬는 욥기를 단순한 고난 극복서가 아니라, 보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하는 믿음에 관한 책으로 읽으며, 욥의 ‘흠 있는 지각’과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음’을 구분한다(크리스토퍼 애쉬, 『욥기』). 이 관점은 욥의 잘못된 표현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탄식을 불신앙으로만 정죄하지 않게 돕는다. 다만 애쉬의 개별 해석을 유일한 견해로 제시하지 않고 본문과 다른 개혁주의 주석, 욥기 전체의 지혜문학적 논증을 함께 대조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욥기 서론 및 본문 해설; 크리스토퍼 애쉬, 『욥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리딩지저스』 3권 욥기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욥기 서론;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참고하였다.






I. 욥과 그에게 일어난 일(1-3장)


1. 욥의 신앙과 시험(1-2장)

제1부 욥과 그에게 일어난 일(1-3장)

1. 만사형통(1:1-5)

원문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한 사람이 있었다” 욥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한 사람 욥에 집중한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욥에 대해 다섯 가지를 말한다.

(1) 거주지: 우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약속의 땅 바로 동쪽의 에돔 땅에 위치했을 것이다(cf. 애 4:21). 중요한 건 욥은 이스라엘 사람(히브리인)이 아니다. 연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것 같다. “욥은 하나님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으나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예배했던 사람이다.” (크리스토퍼 애쉬)

(2) 이름: 욥. 그의 이름의 뜻을 특정하기 힘들다. 그의 족보도 제시되지 않는다.

(3) 경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온전하다’는 표현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실하다는 뜻이다(cf. 창 17:1, 수 24:14). 8장 20절에서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순전한(=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며, 욥은 자신이 “온전하다”고 거듭 주장한다(9:20-22).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도 선언하신바이다(cf. 8절, 2:3).

(4) 훌륭함(3절): 하나님의 복의 징표인 자녀들과 소유물의 풍요를 말한 뒤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위대한/높은 자라고 소개한다. ‘동방 사람’은 약속의 땅 동쪽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욥의 훌륭함은 그의 경건이 낳은 자연스럽고 올바른 결과다.

(5) 걱정(4-5절): 욥의 자녀들은 형제애가 돈독하여 서로 잔치에 초대하며 화목했다. 그럼에도, 욥은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봐 염려하여 잔치가 끝날때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은 죄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으며 희생 제사를 통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까지도 성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걱정은 앞으로의 이야기에 나타날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암시해 준다.

2. 믿음을 시험받다(1:6-2:10)

(1) 장면1: 하늘(1:6-12)

저자는 욥을 소개한 후 “신들의 모임”(cf. 시 82:1) 장면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cf. 창 6:2, 시 29:1). ‘사탄’은 ‘대적, 반대자, 원수’를 의미하며 그 단어가 직함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때로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한다(민 22:22 ‘대적자가 되어서’ 새번역, ‘막으려고’ 한글개역개정). 사탄이 천상 회의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청객으로 참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6절)라는 표현은 그가 이 회의의 일원임을 암시한다. 열왕기상 22장(19-22절)에서 예언자 미가야가 본 천상의 회의 장면도 이와 비슷하다. 거기서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진다. 사탄은 욥의 대적자가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사탄을 활용하신다. 루터가 말한바와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신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8절, cf. 1절). “욥기는 일반적인 고난에 관한 책이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들을 대하시는 방식에 관한 책이다.”(애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욥이 그런 사람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9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욥의 경건의 본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로 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에 분명한 제한을 두신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당신의 위로나, 나의 위로나, 욥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돋보이게 하는 데 꼭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모든 악한 동기가 있었음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사탄에게는 역할이 있다. 그것은 반대하는 역할이며, 신자가 진짜인지 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역할이다. 적대적이고 악의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이다.” (애쉬)

(2) 장면2: 땅(1:13-22)

사탄을 통한 하나님의 치심(11절)이 시작된다. 어느 날 욥은 여러 종들로부터 재앙의 소식을 연달아 듣게 된다. ①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② ‘하나님의 불’(번개를 일컫는 말)이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다. ③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④ 욥의 자녀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다 죽었다. 이 모든 일이 한 날에 일어났으니 욥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우리는 욥기서 전체의 대화 속에서 욥이 이 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3절)였지만 하루 아침에 빈털털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일곱 자녀마저 모두 잃게 된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애도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cf. 전 5:15).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21절) 사탄은 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11절)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멋있게 통과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 장면3: 하늘(2:1-7a)

1장 6절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하나님과 사탄은 이전과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3절)는 말씀을 덧붙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온전함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한다(5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4절)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지만 사탄의 말의 전체 취지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의 활동을 허락한다. 그리고 다시 그 활동의 제한선을 두신다(6절). 사탄은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두 번째 제안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잔인해 보이신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cf. 엡 1:5-6, 11-12).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는 진리(cf. 계 15:3)를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울 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다.

(4) 장면4: 땅(2:7b-10)

이제 다시 땅의 장면을 비춘다. 사탄은 모든 소유물과 자식들을 잃은 욥을 “직접”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고통이다. 욥의 육체의 고통을 극에 달한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록 괴로움을 격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의 아내마저도 욥의 고통을 더한다. 마친 사탄의 말을 대변하는 듯하다. “너가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9절). 그러나 욥은 그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하며 자신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는 아내에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안 겠느냐?”(10절) 그의 경건은 정말 보통의 신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cf. 5절) 그리고 이제 사탄은 무대 뒤로 사라진다.

“당신이나 나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다른 아무 이유 없이 단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중요하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욥은 실제로 훨신 극단적 실체의 그림자며, 흠도 없고 죄도 없으며 지역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신 분의 그림자고, 인간보다 크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으신 분의 그림자며, 아버지와 나누는 영원한 교제를 뒤로하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신 분의 그림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시대를 살며, 따라서 욥기의 이야기가 성취된 이후 시대를 산다… 십자가 승리의 결과로, 욥기 1, 2장에서와는 달리, 사탄이 더는 아버지 앞에서 신자들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사탄은 땅으로 내쫓겼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칭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해결됐다. 이제 정죄는 없으며,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을 때, 먼저 예수님의 더 위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욥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욥이 당한 고난의 깊이를 헤아리셨으며, 우리를 위해 옳다고 인정받으셨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처럼 맹렬히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자신에게 남은 짧은 시간을 쓰고 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이 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 사탄이 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애쉬)

3. 욥은 의롭다(2:11-13)

그때에 욥의 세 친구(엘리바스, 빌닷, 소발)가 욥의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하고 만나서 욥을 찾아왔다. 아마도 여러 주는 족히 걸렸을 것이다(cf. 7:3 여러 달째 고통을 받음). 엘리바스는 데만 사람인데 데만은 에돔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으며 에돔은 지혜로 유명했다(옵 1:8-9, 렘 49:7). 엘리바스의 이름도 분명히 에돔식 이름이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에서의 장자라고 불리지만(창 36:15)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른 두 친구 빌닷과 소발의 고향은 각각 수아와 나아마이다. 성경에 같은 단어가 언급된 적은 있어도(창 25:1-6, 4:22)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말해주지는 못한다.

이들은 친구가 여러움에 처했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욥의 처지를 직접 확인하고는 소리 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cf. 수 7:6) 밤낮 칠 일동안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있었다.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다(cf. 애쉬는 이들의 “긴” 침묵이 ‘동정의 침묵’이 아니라 ‘파산의 침묵’이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말로)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라리 끝까지 아무말을 하지 않고 돌아갔으면 욥에게 도움이 되었으련만 4장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못하고 도리어 독이 되었다.

욥의 외로움은 “훨씬 깊은 고난을 견뎌 내는 훨씬 훌륭한 인물”을 예표한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철저히 혼자가 되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심히 괴로워하시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셨다(cf. 막 14:32-42, 히 5:7). 12명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는 모두 떠나갔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유일하게 함께하신 분이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 받으신 것에 대한 고통의 외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고난 당하셨기에 이제 그 어떤 신자도 욥처럼 깊은 고통을 홀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지금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혼자라고 느끼더라도, 욥과 달리,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애쉬)




2. 욥의 탄식(3장)

4.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3장)

지금껏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2:10)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고통을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귀로 듣는다. 그의 말은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백”이다. 다시 말하면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탄식으로 내뱉고 있는 것이다. 그 탄식의 말을 ‘신학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을 평가하여 그분이 믿음 없는 분이라고 평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쏟아 내는 욥의 울부짖음을 들음으로써 그의 고통의 크기가 어떠했을지를 감지해 볼 뿐이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은 예레미야 20:14-18의 탄식과 비슷하다. 욥의 탄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신의 어둠 속에서, 뒤만 돌아볼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 둘째, 욥은 쉬지 못하며,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셋째, 욥이 한 탄식은 개인적 경험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으로 확대된다.

(1) 저주(3:3-10)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외친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보 직전까지 간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다(4절).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길 바란다(cf. 7절). 그는 누군가 “리워야단”(혼란을 일으키는 바다 괴물)을 격동시킬 수 있는 자들이 그밤을 저주했기를 바란다(8절). 그는 초자연적 악령이 개입해 자신의 잉태와 출생을 막았길 바란다. 욥은 자신의 눈이 환난([아말]=‘고달픈’ 7:3, ‘재난’ 16:2)을 보게 되었음을 저주한다(10절). 욥은 과거를 저주한다. 그러나 과거를 저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외침은 욥의 거친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2) 탄식(3:11-19)

욥은 왜 자신이 어머니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를 탄식한다(11, 16절). 차라리 죽었다면 지금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13, 17절). 그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지금 자신의 상태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그곳은 평안한 곳이다(18절). 욥은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 곳(스올)을 낙원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스올이 희망이 사라지는 곳임을 안다(cf. 17:14-16). 그러나 그는 차라리 그곳에 있는 것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것이다.

욥의 이러한 탄식은 일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려서 듣기 거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욥은 끊이지 않는 육체적/심리적 고통 가운데(cf. 26절) 차라리 죽어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의 이런한 탄식을 들으며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막 14:34)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3) 고뇌에 찬 질문(3:20-26)

욥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다. 그것은 선한 것뿐 아니라 악한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이다(cf. 2:10).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며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떠나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자,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묻는다(20, 23절). 그들은 고통을 벗어나는 죽음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22절). 우리는 지금 욥의 “불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욥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cf. 24-26절, 시 22:1). 욥은 이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겪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그가 느끼는 깊은 “불안”(26절)의 근원이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은 운명에 굴복한 희망없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다면, ‘어찌하여’라는 물음도 의미가 없다(20절). 그러나 욥은 ‘어찌하여’라고 물으며, 그것도 열정적으로 거듭 묻는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괜찮을 법한데, 욥은 부활을 향해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이다. 그러나 부활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에게서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미래로부터도 점점 고립되는 무서운 고독을 먼저 겪어야 한다...

욥의 외로움은 더 큰 외로움을 예표한다. 마찬가지로, 욥의 어둠도 더 깊은 어둠을 예표한다. 2천 년 전, 또 다른 온전한 신자가 깊은 어둠에 빠졌고, 한낮에 십자가에 달렸다. 밤의 어둠보다 깊었다. 욥의 어둠보다도 깊었다. 온전한 신자의 입술에서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3-34). 아주 놀랍게도, 욥이 겪은 영혼의 어둠은 십자가의 어둠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속에 구원의 희망이 있다.” (애쉬)






II.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4-31장)


1. 첫 번째 논쟁 순환(4-14장)

제2부 욥과 그의 친구들(4-31장)

5. 욥의 위로자들: 고난 당하는 신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자”로 왔지만 욥의 탄식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욥의 말에 화가 난다. 그것은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고난 당하는 자를 공감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욥이 자신들의 논리를 인정하고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cf. 8:2, 15:2-3, 11:2). 욥은 친구들의 말에 실망하고 도리어 상처를 입는다(cf. 16:2, 12:2).

크리스토퍼 애쉬는 욥의 친구들의 말의 오류와 위험성을 감지하기 위해 다음같이 분석한다.

(1) 친구들의 신학 체계

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②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시다.

③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언제나 (그리고 이생에서 곧바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달리 하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불의하신데, 이것은 생각할 수 없다.

④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 때문에 공의롭게 벌을 받는 게 틀림없다.

첫째와 둘째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나 셋째와 넷째는 항상 옳을 수 없다. 특히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천상 회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는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기에 욥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은 욥의 고뇌를 더 할 뿐이었다.

(2) 친구들의 논조

그들은 자신들의 조언과 지혜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권위는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8:8). 엘리바스는 자신의 연륜과 경험에 호소한다(15:9-10). 욥의 친구들은 정작 욥의 외침에는 귀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욥의 심정을 공감하려고 하기 보다 자신들이 옳음을 증명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지 않기에, 욥을 이해하지 못한다.”

(3) 위로자들이 믿지 않는 것

친구들은 옳은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도 많은 부분 건전하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위험한 이유는 그 가운데 분명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없는 것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사탄이 없다: 욥기(1-2장)는 사탄을 실재하며 영향력 있는 영적 인격체로 보여 준다. 그러나 친구들 중 누구도 사탄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탄(악한 영적 세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② 기다림이 없다: 공의의 하나님은 때로는 죄인에게 일반 은총도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기도 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에게 고난도 주시고 상을 연기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 못한다. 눈에 드러난 일은 행한 일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라고 믿는다.

③ 십자가가 없다: 친구들은 무죄한 고난을 위한 자리를 두지 않는다.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4:7)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한다. “위로자들은 깔끔하고 비인격적인 자신들의 신학 코드 때문에 우주의 심장을 놓친다.” (애쉬)

<논쟁 마당1>

6.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 친절한 친구의 쓸모없는 설교(4-5장)

(1) 일관성을 유지하라(4:1-11)

최고 연장자인 데만 사람(2:11)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는 욥의 말(그가 생각하기에 불평과 불신의 말)을 듣고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욥은 예전에 훌륭한 조언자였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욥이 당황해 한다(5절). 욥이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말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순간에도 자네의 신념을 따라 경외함과 온전함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6절)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누구도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는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7절).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8-9절). 그리고 이것이 자연 질서라고 강조한다(10-11절).

(2) 직시하라(4:12-5:7)

엘리바스는 이어서 밤에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12-16절). 그러나 선지자들의 신탁과는 달리, 환상의 진원지나 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저 일종의 신비 영성으로 자신의 신념에 권위를 부여할 뿐이다. 엘리바스는 한 “세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겠느냐?”(17절, EVS).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는 욥도 인정하는 바이다(9:2, 14:4). 엘리바스의 이어지는 말은 결국,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오류는 그러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에 있다(cf. 5:1).

“‘거룩한 자들’(천사들)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5:1)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자가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나중에 욥은 이에 대답한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판결자”(9:33), “나의 증인”(16:19)이 있다고 말한다. 후에 엘리후도 “중보자”를 말한다(33:23).

엘리바스는 이미 욥을 판단하고 있다. 욥을 분노([카아스]=괴로움 6:2)를 폭발시키는 미련한 자로(2절)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미련한 자의 “자식들”과 “재산”이 어떻게 되는 지를 콕 찝어서 말한다(4-5절). 그는 지금 겉으로는 위로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조언하지만 사실은 욥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6절은 “재난과 고생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즉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듯한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애쉬는 원문의 가능한 다른 해석을 근거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고 고생은 흙에서 난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레쉐프(고생의 화살을 지닌 파괴의 신)의 아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6-7절)라고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고단한 삶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라는 조언으로 해석한다.

(3) 겸손하라(5:8-16)

엘리바스의 조언은 상대를 위로하지 못한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는 교만으로 비췰 뿐이다. 그는 “내가 자네라면, 내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네.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걸세”(8절)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말을 한다(9-15절, cf. 고전 3:19).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이유는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간격을 강조하며(9절)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교활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한다(12-13절).

(4) 복종하라(5:17-27)

엘리바스의 “설교”는 청중(욥)을 위한 개인 적용과 소망으로 마무리 된다. “너는 지금 너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회개해라”(17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를 회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재물’과 ‘자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18-26절). 완벽한 한 편의 위로설교이다. 그러나 (“친구들의 신학 체계”에서 언급했듯이) 엘리바스는 욥이 “까닭없이”(2:3) 고난을 당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제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그러기에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설교였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사탄은 욥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경건에 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엘리바스는 정확히 같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한다.” (애쉬)

7.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첫 번째 대답: 하나님께 버림받은 산송장(6-7장)

욥은 친구들과 세 차례 논쟁을 펼치면서 모두 여덟 차례 연설을 하는데, 성경으로는 총 열네 장이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단지 그런 척하는 자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시험은 무엇인가? 상실과 고난이다. 유일하게 확실한 시험은 예배자에게서 아주 귀중한 것을 제거한 뒤, 과연 그 사람이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보는 것이다. 예배에 희생이 따를 때에야 그 예배가 진짜인지 알 수 있다. 고난은 예배의 불순물을 제거해 예배의 중심을 드러내는 불이다… 욥이 하는 연설들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드러나는 것을 볼 것이다. 욥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보여주는 표지들에 놀랄지 모른다.” (애쉬)

(1)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한다(6:1-30)

① 하나님의 진노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1-13절)

엘리바스는 ‘분노’[카아스]를 표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했지만, 욥은 자신의 ‘괴로움’[카아스]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탄식의 소리(3장)를 “거칠게 내뱉었다”고 말한다(2-3절). 욥은 지금 엘리바스에게 “극단적인 나의 말은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 주기는커녕 내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워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한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재산이나 자식들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 몸의 괴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독화살을 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4절).

5-7절에서 욥은 짐승과 음식 비유로 엘리바스의 말이 받아들이기 힘든,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임을 말한다(cf. 시 69:20-21). 욥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주시기를 소원한다고 말한다(8-9절). 놀랍게도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죽는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채 죽는 것이니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다(10절). 욥은 현재 아무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11-13절). 그러기에 자신의 마음이 더 약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전에 죽기를 바란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② 종교는 위로를 주지 못한다(14-30절)

욥은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이렇게 표현한다. “낙심한 자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릴 지라도 그 큰 고통을 인하여 친구로부터 동정[헤세드]을 받는다”(14절).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죄 없이 고통 받는 욥을 공감해주기는 커녕 “실망한 자의 말”을 꾸짖을 생각만 한다(26절). 이어서 욥은 ‘마른 개울’ 비유(15-21절)를 통해 자신의 상한 마음을 표현한다. 여행자들이 그 개울에서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얻지 못하고 낙심하게 된다(19-20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팔아 넘긴다고 표현한다(27절).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의로운 중에 고난받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24절). 욥은 자신이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cf. 29-30절 ‘나의 의가 건재하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그러기에 친구들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25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대해주고 욥의 말을 깊이 공감하여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cf. 28절).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해하게 해[준다]... 구속하는 고난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 없는 세상은 고난받는 신자가 위로받지 못할 세상이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는 단순한 인과론의 틀을 인간에게 적용한다. 이러한 틀에서는 단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없다... 욥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구속하는 고난을 예표한다.” (애쉬)

(2)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다(7:1-21)

① 왜 내가 중요합니까(1-10절)

1-3절에서, 욥은 자신을 “동원된 노예 노동”(힘든 노동)에 비유한다. 종이 저녁 그늘을 바라고 품꾼이 그 받을 삯을 기다리듯이 욥은 자신이 죽기를 바란다. 욥은 여러 달째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3-5절). 그에게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6절). 이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7절).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며 이 땅에서 자신은 잊혀질 것을 안다. 그저 금방 사라지는 구름일뿐이다. 욥은 자신이 ‘스올’(죽은 자들의 처소)로 내려 갈 것이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cf. 10:21).

“1-10절의 핵심은 본능적으로 욥은 자신이 마땅히 중요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고난을 둘러싼 모든 것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주께서 저를 찾으실지라도 저는 더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8b절). 욥은 하나님과 거룩한 논쟁을 벌인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저는 스올로 내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심에 부합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은 신자가 하는 말이다.” (애쉬)

② 나를 내버리세요(11-21절)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말은 더 필사적이어진다. 11절의 “불평하다”는 동사는 꼭 불평하다로 번역할 필요는 없을 지라도 지금 욥은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속 마음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억울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저를 사랑하기나 하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15-19절)라고 말하고 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의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이해할 수는 없을 지라도). 그는 지금 자신이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의 말이다.

12절의 ‘그 바다’와 ‘그 바다 괴물’은 가나안 족소들을 비롯한 여러 족속의 신화에 등장하는 적대적인 신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보며 공격하신다고 항변하는 것이다(cf. 19-20절). 자신은 완전한 자가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완벽한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찾아내며 자신을 벌하신다고 항변한다(20-21절, cf. 10:6). 욥은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을 8절과 비슷하게 표현하며(21b절) 그의 말을 마친다. 우리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직 십자가 진리만이 위로를 줄 수 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속하는 고난을 계시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키고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 신자들을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고난이 달라진다...

우리는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픔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애쉬)

8. 빌닷의 첫 번째 연설: 가장 단순한 체계(8장)

엘리바스의 첫 연설이 부드럽고 섬세했다면 빌닷은 격분한채 말을 한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빌닷이 보기에 욥의 말에는 허풍이 가득하다. 그는 바로 욥의 생각을 교정하려 든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3절)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강조하여 말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cf. 신 32:4). 그러기에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는 주장에 분노한다. 그래서 욥의 상처의 정곡을 잔인하게 찌른다. 그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절). 공의로운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빌닷에게는 구속하는 고난을 위한 자리가 없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빌닷의 체계에는 희생 제사를 위한 자리가 없다. 좋은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나쁜 일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이중 보응이라는 아주 간단한 체계가 있을 뿐이다.” (애쉬)

빌닷은 “욥을 위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시고 평안하게 하시리라는 것이다(5-6절). 비록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7절). 맞는 말이다. 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다. 그러나 빌닷에게는 ‘구속하는 고난을 위한 자리가 없다.’

빌닷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아니라 “옛 시대 사람, 조상들이 터득한” 것들이다(8절, cf. 5:27). 그는 우리의 인생이 짧기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대대로 물려준 전통을 따르는 쪽이 안전하다고 말한다(9-10절). 그는 11-19절에서 자신의 공리를 비유를 통해 확증한다. ‘왕골’(파피루스의 일종)과 갈대는 물이 없는 데서 금방 죽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결말이 이와 같다(11-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며(14-15절) 잘 되다가가도(16-17절, cf. 애쉬는 이후 구절을 긍정적인 예로보지만 WBC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결국은 완전히 뽑히게 될 것이고 잊혀진바 될 것이다(18-19절). 반대로 “순전한 사람”(=1:1)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20a절).

21-22절은 빌닷이 욥을 축복하는 말같다. 그는 (조건절을 빼긴 했지만) 욥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cf. 5-7절). 그러나 욥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음이 분명하다(9-10장). 빌닷의 말은 “너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너는 잘 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다. 혹은 욥이 자신의 말대로 한다면(cf. 5-6절)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cf. 5:17-26). 빌닷은 욥이 한 말들(“하나님이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다”-6:9, “나를 놓으소서”-7:16)이 끝내 못마땅한 듯하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다(cf. 20절).

“이것이 참이라면, 우주에는 부당한 고난이 없다. 부당한 고난이 없다면, 구속하는 고난도 없고, 희생하며 대신 당하는 고난도 없다. 대신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은혜도 없다. 빌닷이 지지하는 종교 체계는 은혜가 없는 체계이고, 따라서 위로가 없는 체계다. 이 체계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게 분명한데, 우리가 알듯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인내하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 욥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쉬)

9. 욥이 빌닷에게 하는 첫 번째 대답: 말썽꾼 창조자(9-10장)

“우리는 욥의 연설들을 들을 때, 욥의 지각과 욥의 마음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욥의 마음은 신자의 마음이며, 그 까닭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을 칭찬하고 인정하신다. 그러나 욥의 지각은 부분적이고 흠이 있다. 우리는 욥의 연설들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자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세계관이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직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까닭에, 욥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만, 아주 올바른 마음에서 말한다.” (애쉬)

우리는 욥이 처음부터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우주 통치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의로운(“온전한” 1:1) 중에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씨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욥도 엘리바스와 빌닷이 강조한 것처럼(4:17, 8:3)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안다(2절). 그러기에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고난”을 속에서 어떻게 공의를 이루시는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다.

(1)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다(9:1-4)

욥도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2-3절).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4절). 그러나 욥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가장 바라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cf. 15, 20절, 10:15). 욥도 자신이 죄 하나 없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cf. 28절, 7:21).

데이빗 클린스는 WBC주석에서 욥의 이 연설을 “하나님에 의해 명예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강요하여 (법정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할 수 없음을 탄식한다. “그의 불만은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없고 엄격하시다는 것이다.” (클린스)

(2) 욥의 큰 문제는 전횡적이고 불의한 하나님의 주권이다(9:5-24)

① 하나님은 우주적 무질서를 일으키신다(9:5-10)

욥은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능력자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10절)으로 고백한다. 그분이 진노하실 때 산도 무너지며 땅의 기둥들도 흔들린다(5-6절). 그분은 해도 뜨지 못하게 하실 수 있으며 별들을 가두기도 하신다(7절). 8-9절을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로 보든(클린스), “무질서한 하나님”의 행위로 보든(애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②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포착하기 어렵다(9:11-13)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에 욥은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의 역사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혼돈의 상징인 바다 괴물 “라합”과 그녀의 일당들도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분의 불가해성과 접촉 불가능성으로 인해 누구도 그분에게 항변할 수 없다.

③ 하나님은 내게 너무 강하시다(9:14-20)

그 크신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질문)에 하나라도 감히 대답(법정용어)하지 못할 것이다(cf. 3절). “의로울 지라도”(욥은 자신의 의를 확신하고 있다-21절) 그분의 압도적인 능력과 ‘두려운 위엄’(34절) 앞에 “자비”를 구할 뿐이다(15절). 설령 그분이 욥의 소환(부름)에 응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고분고분 대답하실 분이 아니시다(16절). 도리어 그분의 강하심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욥을 “까닭 없이” 치시고 괴로움을 더하실 것이다(17-18절, cf. 7:12, 20).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그분을 대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분이 너무나 강하시고(19a절) 그분을 법정에 소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19b절). 설령 제가 의롭더라도, 그 무서운 법정에서라면, 비록 제 자백이 고문에서 나오더라도 저의 유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애쉬)

④ 하나님은 불의하시다(9:21-24)

하나님과 법정 소송이 불가능하며 혹 하나님께서 소송에 응하신다 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욥은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22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실 것이라고 말하며(23절)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그리고 있다(cf. 창 18:25). 그는 심한 말로 하나님을 비난한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다”(24절). 나중에 욥은 하나님께 이 말에 대해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cf. 40:8).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폭군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그는 소리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결백도 포기 할 수 없는 욥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3) 가능한 세 탈출로(9:25-35)

욥은 자신이 날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조급함을 느낀다(25-26절). 욥은 자신이 어떻게 (결백을 증명) 해야 할지 ‘세 전략’을 생각해 본다.

① 일어나 기운을 낸다(9:27-29)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털고 일어나고 싶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는 헛된 일이다.

② 몸을 씻는다(9:30-31)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까닭없이”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신다면 나는 더 더럽게 될 뿐이다. 그분이 나를 결코 결백한 자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끌어내실 것이다.

③ 중보자를 찾는다(9:32-35)

문제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이다. 욥이 정말 필요한 것은 양쪽 모두 법정 규정을 지키고 정의가 시행되도록 할 “판결자/중보자”이다(33절). 이러한 그의 불가능한 희망은 매번 더 강하게 표현된다(6:21, 19:23-27). 욥은 “그가” (형벌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34-35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4) 하나님을 향한 고뇌에 찬 네 가지 질문(10:1-22)

①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10:1-3)

욥을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며 괴로운 속내를 쏟아낸다. “도대체 왜 저와 다투십니까?” “주께서 저를 창조하셨는데 왜 저를 학대하시며 악인들의 꾀를 지지하십니까?”

②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10:4-7)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일일이 저의 죄를 들춰내시려고 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초월하시니 제가 ‘악하지 않은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합니다.”

③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10:8-17)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세심하게” 만드셨으면서 왜 멸하려고 하시는지 묻는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저를 보살피심으로 제 영을 지키셨는데(12절) 이제는 저를 정죄하시며 용서하지 않으시고(14절) ‘제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15-16절).” 17절이 절정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불리한 증거를 갱신하신다(cf. 16:8, 그러나 클린스는 증거/증인으로 번역하기 보다 ‘적의’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또한,/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강하게 진노하시며 계속해서 치신다.

④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10:18-22)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18절) “차라리 죽었다면 바로 무덤으로 갔을 텐데 그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저의 남은 날이 적은 데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나를 내버려두사 잠시나마 기쁘게 해주소서”(19-21절, cf. 애쉬는 욥이 차라리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기 원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찌하여’(왜?)라는 물음이 괴물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온다. 이 물음과 이 연설에 희망이 있다. 무슨 말을 하든,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도 아주 맹렬하게 말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욥이 의미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그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욥의 내면에는 믿음의 에너지, 곧 진정한 신자의 표지가 있다.” (애쉬)

10. 소발의 첫 번째 연설: 잔인한 체계(11장)

(1) 무자비한 비난(1-6절)

소발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자신이 “깨끗하다/순수하다/무죄하다”(4절)고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말 많은 욥에게 대답해줘야 하고, 욥의 자랑과 조롱을 부끄럽게 해줘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욥은 스스로 자신의 “가르침”이 정결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4절). 소발은 고뇌에 빠진 사람의 독백을 이단자의 교리적 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욥은 물론 자신이 “깨끗하다=무죄하다”고 말한 적도 없다(cf. 이 단어는 욥기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된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평가(1:8, 2:3)와 자신의 결백 주장(cf. 9:21,10:7)은 욥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하고, 참되며, 속과 겉이 같다’는 의미다. 욥은 지금 자신이 어떤 특정 범죄의 댓가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그분의 “오묘한 지혜”를 욥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 그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욥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확신하길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은 것이며 그나마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6c절) 이정도로 그친 것이라 생각한다(cf. 7:21). 극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은 잔인하기 짝이 없으며 오만하기까지 하다. 왜나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오묘함/깊으심”에 대한 찬양도 가식적이게 느껴진다.

(2) 날카로운 도전(7-12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은 맞다. 하나님의 깊음은 측량할 수 없으며(cf. 롬 11:33) 전능자를 온전히 “찾아 낼” 수도 없다. 무한히 높고 깊고 길고 넓으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 수는 없다(cf. 엡 3:19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중보한다). 그러면서도 소발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지,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지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욥을 가르친다. 이것이 소발의 오만이다. 게다가 소발은 욥을 정죄하여 욥이 바로 하나님께서 잡아 가두신 “허망한 사람”이라고 단정한다(10-12절).

(3) 기만적인 제안(13-20절)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다. 소발의 제안은 간단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며 “죄악과 불의”(악행과 갈취)을 버리라는 것이다(13-14절). 소발은 욥의 고난이 욥의 범죄를 증명한다고 전제한 후 회개를 촉구한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도리어 세상의 지혜로 고정된 틀을 깨지 못하여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오만에 빠지고 만다.

15-19절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따라올 보상에 대해 아름답게 기술한다. 이것은 욥에게 개인적으로 전하는 희망 메시지다. “너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너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했지만(10:15) 너가 죄를 멀리 한다면 너는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16절, cf. 9:35). 또한, 환난이 물러가고 생명의 날이 밝게 될 것이다(16-17절). “너는 희망이 없고 편히 누울 수 없다고 했지만(7:3-6)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18-19절). ‘의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발의 입장에서 욥은 그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고집쟁이처럼 보인다. 만약 욥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20절).

“무죄한 고난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욥기 저자는 고난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욥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는 느낌이나 모든 사람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여기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필요는 없다. 욥이 무죄하게 고난받고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설명하지 않으며, 욥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가장 필요할 때 여전히 그 임재를 누릴 것이다.” (R. H. Rowely)

11. 욥이 소발에게 하는 첫 번째 대답: 부활을 갈망하다(12-14장)

“여기서 욥은 중요한 진전을 보인다. 먼저 친구들에게 말하고(12:1-13:19), 그런 뒤 하나님께 말한다(13:20부터).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과 친구들이 과거에 공유했던 그 체계가 자신이 판단하기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 체계는 잔인하고(12:1-6), 얄팍하며(12:7-12), 길들여졌고(12:13-25), 기만적이다(13:1-12). 그 결과, 욥은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한다. 하나님과 마주하려는 깊은 갈망을 표현하지만(13:20-22), 죄 문제가(13:23-27) 죄가 낳은 유한성(13:-25) 및 죽음(14:7-12)과 함께 극복되어야 하며(14:13-17), 그래야 자신의 탐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14:8-22).” (애쉬)

(1) 욥이 친구들을 꾸짖다(12:1-13:19)

① 그 체계는 잔인하다(12:1-6)

욥은 소발에게 “지각이 없는”(11:12)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아이러니로 말한다. “너희만 유일하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2절).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한다.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던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의롭고 온전한’ 내가 웃음거리가 되었구나”(3-4절). 욥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그들의 체계에 따라 “평안한” 사람들은 재앙이 없는데, “실족한 자”(죄인?)에게 재앙이 따르기에, 욥의 재앙은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5절). 욥은 이것이 억울하다. 그도 동의했었던 친구들의 체계가 세상의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6절, cf. 9: 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하나님을 악의 근원이나 악을 행하시는 분으로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욥은] 그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전통 신학에 반하는 지식 즉 하나님은 의인도 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하나의 추론으로- 그것의 정반대 즉 악인들의 행위들이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더 차원 높은 지혜를 얻었다.” (데이빗 클린스)

② 그 체계는 얄팍하다(12:7-12)

이 단락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을 법한 말을 인용하거나 패러디하는 것이다(클린스, 애쉬). 욥의 패러디는 친구들의 체계의 얄팍함을 드러낸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동물과 땅도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알고 있다(7-9절). 이것은 아주 당연히 알 수 있다(11절). 인생의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은 다 이런 체계를 지지한다(12절).”

③ 그 체계는 길들여졌다(12:13-25)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친 주권’이다(cf. 9:4-24).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본 하나님의 행동으로 판단하자면, 도덕 질서를 유지해 줄 길들여지고 체계적인 (여러분의 체계처럼) 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애쉬)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은 자연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다(14-16절).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모사, 재판장, 왕들, 제사장들, 권력 있는 자들, 충성된 사람들, 귀인들, 강한 자들)을 그분의 뜻대로 다루신다. 그들을 끌고 가시고 어리석게 하시며 넘어뜨리신다(17-21절). 그분은 어둠 속에서 “깊은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며 “죽음의 그늘”을 나오게도 하신다(22절, cf. 해석적 어려움이 있지만 클린스는 이 구절이 하나님 자신의 깊은 것, 어두운 측면까지 드러내신다는 표현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하듯이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신다. 민족들을 강성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23절).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시고(17절)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는 것처럼(20절)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사 그들을 처참하게 만드신다(24-25절). 욥이 경험하고 깨달은(13:1)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의롭기만 하신 분이 아니다. 사람은 그분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파괴적인 폭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의 체계는 길들여졌으며, 위험한 실제 하나님께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애쉬)

④ 그 체계는 기만적이다(13:1-12)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대해 직접 경험했다고 말한다(1절). 그리고 친구들의 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며 단지 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욥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변론해야 겠다는 결론에 이른다(3절, cf. 13-19절). 욥의 친구들은 ‘거짓으로 회칠하는’(혹은 ‘거짓이라는 연고를 바르는’)에 돌팔이 의사일 뿐이다(4절). 이렇게 거짓과 “속임”(7절)을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 여겨 질 것이다(5절). “하나님에 관해 침묵하는 부정의 길이 하나님의 어두운 측면을 무시하는 값싼 신학화보다 더 낫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데이빗 클린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하나님과의 논쟁(공판)의 참관인으로 초대한다(6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며 “속임”을 말하거나 재판에서 그분을 편애한다면(“얼굴을 들어올린다”)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7-11절).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지혜로운 ‘격언’과 ‘방어’(즉, 하나님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타버린 재나 쓸데없는 흙덩이처럼 전혀 쓸모 없습니다(12절).” (애쉬)

⑤ 내 사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13:13-19)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말한다(13절).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더라도(14-15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한다. 15절은 유명한 난해 구절이다. NIV, ESV, 70인경과 애쉬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바랄 것이다”로 해석한다. 그러나 RSV와 클린스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바라지 않는다”로 해석한다. 사실 현재 욥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할 수 있다면) 공평하게 논쟁하여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어지는 16절과 18절의 문맥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16a절), 자신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결백이 증명될 줄” 알기에(18절) 그분과 변론할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16b절).

그는 이제 하나님과 변론을 시작한다. 욥은 자신이 변론에서 진다면 자신은 잠잠하고 죽을 것이라고 한다(19절).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변론하신 후 욥은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고 그의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cf. 40:4-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죽이지는 않고 도리어 그를 인정해주신다.

(2)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다(13:20-14:22)

① 욥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길 바라다(13:20-22)

이제 욥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먼저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는 “당신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자신이 “당신의 위엄(공포)”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당신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과의 대화에 응해달라는 것이다. 혼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 받는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은 욥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예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에 대한 갈망(cf. 12:4, 14:15)을 표현하기도 한다.

② 욥이 죄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다(13:23-27)

욥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린다. 자신의 죄악(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다(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렇게 원수로 여기며(24절) 하찮은 자신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하며 “괴롭히시는” 건지 알려 달라고 한다(25절). 욥은 자신이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정확히 어떤 죄 때문에 받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젊은 때에 지은 모든 죄까지 샅샅이 추적하셔서 이렇게 자신을 억압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26-27절, cf. 7:19, 시 25:7). 욥의 입장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신 것이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묻고 있다.

③ 욥이 유한성의 고통, 곧 죄의 결과를 깊이 느끼다(13:28-14:6)

한글개역개정 성경의 “나는”(13:28)은 원문에는 “그”로 되어있다. 욥은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아담]은 썩어 가는 물건같으며(13:28) 꽃과 그림자 같이 인생은 짧고 “불안/혼란”은 가득하다(14:1-2). 욥은 이렇게 불쌍한 인간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과격하게 대하신다(cf. 13:26-27)고 하소연한다(14:3).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더럽다”는 것도, 그 속에서부터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4절)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을 정하시고 그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감시하지 마시고(cf. 13:27) 품꾼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휴식을 갖듯이 자신도 쉬게 해달라고 간구한다(6절, cf. 7:1-2). 욥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고통-그것이 자신의 젊은 시절 죄의 결과로 왔든지-을 좀 벗겨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④ 욥이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절망을 느끼다(14:7-12)

이 단락의 주제는 죽음의 최종성인데, 죽음은 죄의 결과다. 욥은 잘린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7-9절)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12절) 스올로 내려간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한성이 죽음으로 이어진다... 욥은 죄가 해결되고 용서되었음을 증명해 줄 부활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애쉬)

⑤ 욥이 죄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해 줄 부활을 갈망하다(14:13-17)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주시기를 간구한다. “스올 가운데서도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저를 숨겨주시고 당신의 정하신 때에 저를 기억해주십시오”(13절). 그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말했지만(10절) 이제는 그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 NAB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으로 번역한다. 만약 그렇다면 욥은 모든 고난(“힘든 임무”)의 날을 참으며 풀려날(“교대할”) 때를 기다리겠다고 한다(14절, cf. 애쉬는 “풀려난다”는 동사, “renewal”의 의미를 부활로 해석한다).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면 제가 대답할 것입니다”(15절).

욥은 지금 자신이 스올에 내려간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남이 있다면, 마치 일꾼(군인)이 고된 일을 견디고 교대할 사람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15절) 견디겠다고 고백한다. 부름과 응답은 회복된 교제 관계를 상징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으로 살피며 허물과 죄악을 덮어 주신다(16-17절). 욥은 그것을 꿈꾼다. “여기에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다... 욥은 자신의 죄가 해결되면, 그때는-오직 그때에야- 자신이 스올에서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안다.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일별이다.” (애쉬)

⑥ 부활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14:18-22)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부활을 꿈꿨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파괴하십니다!”(19절). 하나님은 너무 매정하시다는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이기시고”) 스올로 쫓아내신다고 말한다(20절). 스올에 내려간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21절, cf. 전 9:5, 10). 그곳에선 그저 “몸의” 고통과 “영혼의” 탄식만 있을 뿐이다(22절).

우리는 욥의 고뇌에 찬 외침과 그가 바라는 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사 죽으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매 기억하심을 입고(cf. 14:13)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삶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덮어졌다(cf. 14:17). 부활은 욥에게는 희미한 꿈이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분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 욥이 꿈꿨던 하나님과의 대화(교제-17:15)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그리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견딘다.

<논쟁 마당2>




2. 두 번째 논쟁 순환(15-21장)

12.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 구속하는 고난의 스캔들에 관하여(15장)

(1) 구속하는 고난은 수치스러운 개념이다(1-16절)

두 번째 논쟁 마당에서 엘리바스는 처음과는 다르게 덜 공손하며 훨씬 더 화가 났고 욥에게 적대적이다(cf. 그러나 데이빗 클린스는 엘리바스가 여전히 욥에게 동정적이며 그의 본질적 선함을 확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욥의 두 가지 잘못을 바르게 지적한다고 본다. 첫째는 가장 올바른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고난을 인내하며 꿋꿋이 견디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 욥, 자네의 말은... 허망하네(1-3절)

엘리바스는 첫마디부터 욥을 비난한다. 그는 욥의 지식을 “바람의 지식”이라고 평가하며 뜨겁고 격렬한 동풍을 욥 자신의 배에 채운다고 비난한다. 욥은 지혜로운 자일 수 없으며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일 뿐이다.

② 욥, 자네의 말은... 위험하네(4절)

엘리바스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말을 들으며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종교)를 포기했다고 평가한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묵상(어쩌면 4:12-16절 같은?)을 감소시키며 올바른 종교와 경건을 허문다고 비난한다. “부당한 고난에 관한 욥의 생각은 매우 전복적이고 파괴적이다.” (애쉬)

③ 욥, 자네의 말은... 교활하네/자기합리화일 뿐이네(5, 6절)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니”) 그 죄를 가리기 위해 간사한 말을 한다고 지적한다(5절).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욥의 말(아마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침 없이 내뱉은 말들)이며, 욥의 말이 욥 자신의 주장(자신의 결백)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④ 욥, 자네의 말은... 오만하네(7-10절)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가 너무 맘에 들지 않는다. 자신이 “최초의 인간”(신화적 인물)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비밀 회의”(=렘 23:18)를 들어 아는 유일한 지혜자인 것처럼 교만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 중에는 욥의 아버지뻘 더 되는 나이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엘리바스의 지혜의 척도는 연륜과 전통이다(cf. 8:8).

⑤ 욥, 자네의 말은... 불쾌하네(11-13절)

11절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씀”(11절)을 말하지만, 아마도 자기가 들었다면 전해줬던 말들(4:12-21)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다시 경고한다(cf. 4절). 엘리바스의 충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맞는 말이며 수용되어야 할 말이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충실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욥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⑥ 욥, 자네의 말은... 비현실적일세(14-16절)

엘리바스는 처음에 들려줬던 그 “조용한/세밀한 목소리”(4:16)를 다시 반복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겠느냐?”(4:17) 맞는 말이다. 욥도 이것을 알고 인정한다(cf. 9:2, 14:1, 4). 엘리바스는 욥이 “신적 인물”이 아니라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일 뿐임(16절)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자들”(천사들)도 믿지 않으시고 하늘도 부정하다는 것이다(cf. 4:18 “하나님은 그의 종들도 믿지 않으시며 그의 천사들도 미련하다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2) 악인의 초상화(17-35절)

① 이 초상화는 순수한 전통에 기초한다(17-19절)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겠다고 한다. 아마도 4장 12-21에서 본 환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혜로운 전통이고(18절) 비정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외인”이 그 땅에서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전통이다(19절).

② 악인이 겪는 두려움(20-24절)

먼저 악인은 평생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욥이 했었던 말(같은 어근)을 사용한 표현이다(cf. 6:10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악인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평안할 때에도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21절). 그대로 욥을 지목하는 표현같다(cf. 3:25). 악인은 음식을 찾아 헤매게 되고 흑암의 날의 가까왔음을 스스로 안다(23절). 욥은 하나님께서 악몽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셨다고 했는데, 엘리바스는 “환난과 역경”이 악인을 두렵게 할 것이라고(24절) 하면서 결국, 욥의 상태가 악인의 전형이라고 역설한다.

③ 악인의 운명(25-35절)

악인이 두려움에 사로 잡히고 고통 당하며 멸망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25-26절).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이 그 악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cf. 4, 13절). 악인은 탐욕에 가득 찬 사람처럼 비만하다. 그러나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살게 될 것이다(28절, 미래형으로). 그의 번영은 끝나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며 어두운 곳에 있게 될 것이다(29-30절). 욥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그려가고 있다.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불꽃”(30절)과 “불탐”(34절)은 욥이 당한 재난을 떠올리게 한다(cf. 1:16). “허무함”(31절)도 “떨어짐”(33절)도 악인의 운명을 보여 준다. 악인은 “환난”을 낳는다!(35절=3:10).

엘리바스는 두 번째 말을 시작할 때에 욥을 지적하며 “너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다며 책망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악인의 초상화를 그린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일반적인 원리로서 악인에대해 말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계속해서 욥을 떠올리고 있다. 엘리바스를 아무리 좋게 본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욥에게 “너의 지금 상태가 악인이 보이는 전형적인 상태이니 늦기 전에 회개해라!”라고 훈수 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13.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다(16-17장)

(1) 욥이 위로하고 또 위로 받길 깊이 갈망하다(16:1-6)

엘리바스는 자신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주었으며 악인은 “재난”을 낳는다고 말했지만(15:11, 35) 욥은 그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난한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바람의 지식”(15:2)이라고 비난 했지만 욥은 그의 조언이 “바람의 말”이라고 대꾸한다(3절). 욥은 친구들에게 섭한 마음을 함껏 표출한다. “나도 당신들 처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면 진정으로 위로하고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5-6절). 욥은 자신의 깊은 근심과 끊이지 않는 아픔(6절)을 몰라주고 도리어 상처만 더하는 친구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욥은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참으로 그들의 최대의 위기 순간에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중보자”가 된다(cf. 42:7-10).

(2) 욥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견디다(16:7-14)

욥이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적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게”(=사 7:13) 하시는 분이며 자신의 온 집안을 황폐하게 하신 분이시고 자신을 육체적으로 시들게 하신 분이시다(7-8절). 즉 자신이 겪은 재난의 원인이신 분이시다. 욥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공격하는 들짐승(9-10절), 반역자(11절), 싸움꾼(12절), 궁수(12c-13a절), 칼잡이(13b-14절) 등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느끼는 압도적인 억압과 박해를 탄식으로 표현한다.

“무리들이...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매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10-11절)라는 표현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나게 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공격하며 하나님께 달려들었다고 표현했지만(15:26) 욥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시고 자신에게 달려드셨다고 말한다(14절). 이 모든 것은 (욥의 친구들이 듣기 힘든 말일지 모르지만) 욥이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욥을 보호하는 모든 가죽과 울타리와 성벽이 공격받았다... 하나님께 거칠게 공격받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데, 이 모든 것이 가차 없다. 난폭하고 그침 없는 하나님의 적의를 경험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객관적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욥이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부분을 경험하는 게 가능하다.” (애쉬)

(3) 그러나 욥이 깨끗한 양심을 지니다(16:15-17)

욥의 피부는 구멍이 뚫려 굵은 베를 덧대어 꿰매어야 했고 얼굴은 너무 울어서 붉어졌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고백한다(cf. 33:9).

“욥은 자신은 죄가 없으며 완전하다고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는 뜻이다.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자신의 삶에 하나도 없다는 인식은 욥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아래서 갖기 시작하는 놀라운 희망의 도화선이다.” (애쉬)

(4) 욥이 중보자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갖다(16:18-21)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피)과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그는 마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 것처럼, 자신의 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20절) 상달되어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cf. 사 26:21).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적대자로 표현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억울함(의로움)을 보상해줄 최종 판결자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에 더하여 욥은 “하늘에 계신 증인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중재자”(19, 21절)을 확신하는데 그는 어떻게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cf. 9:33, 17:3, 19:25)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믿는 욥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은폐되지 못하는 무죄한 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외친다. 많은 학자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은 하나님 자신이 틀림없다.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예표한다. 존스(Jones)는 이것이 ‘대담한 믿음과 주목할 만한 통찰을 표현한다’고 정확히 말하는데, 이 통찰은 십자가에서 옳다고 증명된다.” (애쉬, cf. 애쉬는 데이빗 클린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클린스는 욥의 증인이자 중보자/대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 자신의 “결백에 대한 진술/확언/부르짖음”이라고 본다. 그는 욥기 안에 나오는 “중재자”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를 거부한다.)

20절의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는 문장은 “나의 중보자/설명자는 나의 친구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cf. 같은 단어[말리츠]를 동사로 보느냐 명사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원문의 “중보자”라는 명사는 33:23절에도 등장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으로 볼 때 후자의 번역이 낫다.

(5) 그러나 욥이 여전히 마지막 원수를 대면해야 하다(16:22-17:16)

욥은 “중보자”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지만 현실로써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느낀다(16:22-17:1).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은 욥을 조롱한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른다. “나에게 보증를 세워 주소서.” 17장 3절은 번역이 쉽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28:14)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나타난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보증)가 되옵소서.” 이런 의미로 볼 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cf. 클린스는 욥 자신을 담보로 받아달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17장 4절과 6절의 고백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당신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강퍅하게 된 것’도 ‘자신이 비웃음 거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셨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기에 욥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절은 욥의 저주가 아니라 격언을 인용하는 듯하다(cf. 클린스).

의인의 고난은 “정직한 자”에게는 놀람이 되고 의인은 불경건한 자로 인하여 분을 낸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17:8-9, cf. 한편, 이 두 구절은 자칭 의인인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욥은 이러한 “정신력으로” 친구들에게 다시 자신을 공격해 보라고 도전한다(17:10). 그러나 욥의 “육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16:15, 17:1). 그는 곧 스올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17:13, 16)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탄한다(17:11, 15).

“희망이 없다면, 왜 계속 말하겠는가? 실제로 희망이 없는 자들은 절망에 빠져 입을 다물어 버린다. 욥이 절망을 유창하게 표현한다는 사실에 믿음의 역설이 있다. 분명히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적의를 느끼지만, 그래도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안다. 깨끗한 양심이 욥의 마음에 이렇게 증언한다...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논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시리라고 추론한다... 믿음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욥의 생명을 위한 담보물을 내라고 호소한다...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는 날이 올 때, 우리는 욥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으로, 우리의 희망이 우리와 함께 죽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안다.” (애쉬)

14. 빌닷의 두 번째 연설: 지옥으로 가는 길(18장)

빌닷의 두 번째 연설의 핵심은 이것이다. “자네가 바로 악인이고, 자네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네”

(1) 쟁점: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는 깔끔한 세상(1-4절)

빌닷은 욥의 말 듣기를 매우 거북해한다. 빨리 끝내라고 한다. 깨달으라(“지각 있게 행동하라” NIV)고 한다. 앞선 연설에서, 빌닷은 욥에게 전통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고(8:8), 욥은 차라리 짐승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며 거칠게 대답했다(12:7). 빌닷은 지금 “우리를 짐승으로 보느냐”고 다그친다(3절). 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으셨다고 했지만(16:9) 빌닷은 “욥, 자네가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4절)고 답변한다. “땅”과 “바위”는 세상의 안정성을 상징(cf. 삼상 2:8)할 뿐만 아니라, 도덕 질서까지 보여주는데, 빌닷의 말은 “욥, 자네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세상 질서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빌닷이 보기에,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질서 정연한 세상”에 도전하고 있다. 빌닷과 친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자리”(4b절)를 지키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욥은 잠잠하고 수긍해야 한다.

(2) 깔끔한 세상에서 악인이 차지하는 자리(5-21절)

① 지옥은 완전한 어둠의 자리다(5-6절)

욥은 앞에서 “내 침상은 흑암에 펴 놓아야” 할 곳이라고 했다(17:13).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의 장막은 흑암”이라고 말하며 욥이 스스로 자신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받아친다. 악인이 갈 곳 또한, 흑암이다(cf. 10:21-22).

② 지옥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자리다(7-10절)

여기서 지배적인 은유는 덫이다. 여섯 차례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악인이 패망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다. 악인은 활기찬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 (욥과 같이) 피곤하여 질 것이고 스스로의 꾀에 빠져 결국, 헤어 나올 수 없는 올무에 얽힐 것이다(9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냥하고(10:16) 자신의 발을 차꼬에 채우셨다(13:27)고 항변했다. 그러나 빌닷은 “너가 악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지옥이 그런 곳이다”라고 말한다.

③ 지옥은 끝없는 공포의 자리다(11-14절)

“무서운 것/공포[테러]”(11, 14절)라는 단어는 귀신이란 의미를 함축한다. 공포는 스올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에 심는 악한 영들과 같다. 악한 자는 기운이 쇠할 것이며 재앙을 맞이할 것이고 그의 피부는 완전히 상할 것이다(12-13a절). 빌닷을 매우 노골적으로 욥의 상태(7:5, 19:20)를 조롱한다. 악한 자가 당할 것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의 미래는 “사망에게 먹힐 것이며 ‘공포의 왕’에게 잡혀 갈 것이다”(13b-14절). 욥은 이미 두려움에 고통 당하고 있다고 외쳤다(7:4, 13:11-12).

④ 지옥은 완전한 파멸의 자리다(15-16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원문상 “불”로 번역될 수 있다. 불과 유황이 악인의 장막을, 그리고 악으로 상징되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불태울 것이다(16절). 성경에서 불의 이미지는 마지막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상징한다. 빌닷은 지옥이 완전한 파멸의 자리라고 말한다.

⑤ 지옥은 무서운 분의 자리다(17-20절)

마지막 이미지에서, 빌닷은 지옥을 이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자리로 묘사한다. 악인이 멸망할 때 이 땅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17, 19절, cf. 시 9:5, 109:15). 땅에는 악인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빛(세상)으로부터 흑암(지옥)으로 쫓겨 갈것이다. “빌닷이 정확히 이렇게 말한다. 오직 악인만이 지옥에 간다. ‘욥, 스스로 결론을 내려 보게.’” (애쉬)

⑥ 결론: 지옥은 악인들을 위한 자리다(21절)

“빌닷은 완전한 어둠, 피할 수 없는 형벌, 그칠 줄 모르는 공포, 완전한 파멸, 무서운 분리가 있는 끔찍한 자리인 지옥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불의한 자의 거처라고 단언하며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그러고는 욥에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라고 말한다...

빌닷이 틀린 까닭은 욥이 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욥이 하는 지옥 경험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지옥에 들어가신 데서 성취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형벌 속으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으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세상에서, 아직 구속되지 않은 몸 가운데 살아야 한다(롬 8:23).” (애쉬)

15. 욥이 빌닷에게 하는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가 대적하시는가(19장)

욥은 빌닷의 연설에 맞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한다.

(1)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공격하신다(1-12절)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1-2절). 그는 자신이 아예 죄가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욥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9:2). 욥의 주장의 핵심은 현재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특정 죄(숨겨놓은 수치스러운 죄)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빌닷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다(cf. 5절).

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억울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한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공격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빌닷의 생각처럼 “사망의 장자”(18:13)나 “공포의 왕”(18:14)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물로 에워싸셨고, 욥의 길을 막으시고 어둠을 두셨으며 욥의 영광을 거두시고 헐으시며 뽑으셨다(6-10절). 하나님께서는 욥을 대적(원수)같이 여기셔서 욥을 향해 진노하시고 군대를 보내신다(11-12절).

지금 욥은 다시 한번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체계에 도전하고 있다. “악인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너가 재앙을 만난 건 너가 악인이라는 증거다.” 욥은 말하길, “당신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나를 더욱 괴롭게 하는데, 내가 당신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까?(cf. 4-5절) 내가 악인이라서 재앙을 당한 것이라면 당신들은 더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주관하는 분이시니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습니까(9:24)”라고 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잔인하게 고립시키신다(13-22절)

하나님의 공격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형제친척들과 지인들, 집안 식솔(종들)마저도 욥을 다 멀리하게 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완전히 고립되게 하셨다(13-16절). 아내와 “혈육의 형제들”도 욥의 존재를 싫어할 정도였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 여기며 조롱하며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미워하고 욥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원수가 되었다(17-20절). 가까운 친구의 배신(cf. 시 55:12-14)은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

욥은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듯이 자신의 외로움과 처량함을 호소한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21a절). 친구들은 욥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결코 동조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편”이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21b절)고 외친다.

(3)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셔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실 것이다(23-28절)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희망을 품는다(cf. 16:18-21).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가도 그는 그 실낱같은 희망을 유일한 희망으로 끝까지 붙든다.

① 바람: 옳다고 인정받는 것(23-24절)

욥은 모든 인간적 도움을 거부당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지만 승산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자신을 박해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안다(cf. 22절).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이 영원히 기록되어 남기를 바란다. 죽음 이후에라도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cf. 14:13-17).

② 확실한 소망: 대속자에게 옳다고 인정받으리라(25-27절)

욥은 자신은 죽더라도 “살아계시는 대속자/구속자/변호인[고엘]”께서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cf. 구약성경은 은유적 법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심을 증거한다. 잠 23:11, 렘 50:34, 애 3:58, 시 119:154). 또한, 욥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26-27절). 애쉬는 “대속자”에 대한 현대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욥의 결백 선언,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대속자는 하나님 자신, 곧 구약성경에서 자주 자기 백성의 대속자로 서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외에 누구일 수도 없다.... 이 대속자는 절대적 의미에서 반드시 ‘살아 계셔야’ 하고, 욥이 고소하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위해 동등한 존재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큼 영원하지 못하거나 하나님보다 낮은 그 어떤 존재라도 부족할 것이다...

살아 계시며, 어느 날 모든 신자를 옳다고 인정하고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고 선포하실 주권적인 대속자가 계시다. 이 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죄인들을 위해 죽는 무죄한 신자가 되게 하신 그 아버지시다. 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이시다.” (애쉬)

③ 경고: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28-29절)

친구들은 여전히 이러한 욥의 말들이 거북하다. 그들은 욥이 받는 고난의 뿌리가 욥의 죄라고 믿으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치려고 한다. 그러나 욥은 그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분노가 칼을 부를 것입니다. ‘심판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29절).

16. 소발의 두 번째 연설: 지옥에 관한 또 하나의 그림(20장)

(1) 악인은 사그라지는 기쁨에 실망할 것이다(1-11절)

소발은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듣고(3절) 분노를 참지 못한다. 다시 한번 소발은 자신의 주장이 맞고 욥이 틀렸음을 증명하길 원한다. 욥은 부자였고(1:3)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19:9) 그건 잠시일 뿐 지금은 완전히 망한 상태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 소발의 말은 바로 욥이 “악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다(5-8절). 악인의 멸망은 변치않는 “우주의 법칙”이다(4절). 악인은 똥처럼 망하여 꿈과 밤의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고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7-9절). 악인의 자식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조차 구걸을 하게 될 것이며, 젊고 강했을지는 몰라도, 때 이르게 죽게 될 것이다(10-11절).

소발의 말은 빌닷의 말(18:5-21)과 같이 악인들의 운명을 잘 묘사한다. 그러나 예외 없이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불변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 땅에서 이러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도서(7:15, 8:14)도 그러한 한탄으로 가득한다. 이러한 법칙은 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2) 악인은 달콤한 악에 독살될 것이다(12-19절)

악인은 악을 마치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아껴서 먹듯이한다(12-13절). 그러나 그 악은 악인의 뱃 속에서 독이 되어 결국에는 그를 죽일 것이다(14-16절, cf. 잠 20:17, 신 32:32-33). 악인은 끝내 번영하지 못하고 자신이 빼앗은 재물들을 다시 토하여 내게 될 것이다(15, 18절). 왜냐하면,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했으며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19절). 그래도 욥을 아는 친구가 이러한 구체적인 악행들을 언급하면서 악인의 운명과 욥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인신공격이 아닐 수 없다. 소발은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을 말한 것이라하겠지만, 어쩌면 그는 ‘의로워 보였던 욥이었지만 분명히 숨겨 왔던 악행들이 있을꺼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cf. 11:14). 이후에 엘리바스는 아예 대놓고 욥이 이러한 악행들을 행했다고 단정한다(22:5-9).

(3) 악인은 피할 수 없는 진노에 짓눌릴 것이다(20-28절)

소발의 입장은 확고하다(cf. 그래서 일까?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욥은 악인이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욥이 비록 의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행복/번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23절)로 그가 풍족할 때에, 그의 배를 불리려 할 때에 그를 치셨다. 그(욥)의 몸은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것이다(24-25절, cf. 6:4). 욥이 겪는 큰 두려움과 큰 어둠, 그리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의 임함은 그가 행한 죄악을 드러낸다(25-27절). 그가 재산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28절).

소발은 빌닷과 같이 처음 논쟁에서는 희망과 회개의 기회를 이야기 했지만, 두 번째에서는 아예 정죄와 저주로 말을 맺는다. 이들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의 탄식 소리를 듣기 힘들어하는 것일까?(cf. 3절)

(4) 결론(29절)

소발은 결론을 내렸다. 욥이 겪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이 말은 욥도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소발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왔다고 말하는 데에서는 틀렸다.

“욥은 무죄한 고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신하고 대속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 소발의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용서받고 의로워진 사람으로 살 때,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애쉬)

17. 욥이 소발에게 하는 두 번째 대답: 선한 삶(21장)

두 번째 논쟁의 첫 두 연설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벌이는 고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정면으로 대답한다. 욥의 논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은 악인에게는 악한 일이 의인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악인이 잘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최종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이지만 악한 일이 일어났고 아직 최종 심판(무죄선언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욥이 의롭고, 여러분의 추론이 전혀 거짓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거짓이라고 말한다(34절).

(1) 도입(1-6절)

욥은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이 말하겠다고 하며 주위를 기울이게 한다. 욥은 자신의 “항의(법적 고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그러기에 마음이 조급한 것이라고 말한다(4절). 사실 친구들은 많은 부분 욥의 독백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탄식 기도(항의)의 내용을 듣고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욥이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면, 그들은 놀랄 것이고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5절). 그러나 욥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있다(6절). 그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악인의 형통일 수도 있다.

(2) 악인들이 자주 행복하다(7-16절)

① 표제(7절)

욥은 친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체계가 맞는다면, 어떻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할 수가 있습니까?” 소발은 “악인의 자랑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깐이다”(20:5)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② 묘사(8-13절)

현실에서는 악인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8-9절). 이는 악인의 자손들이 없을 것이라는 빌닷의 주장과는 정반대다(18:19). 그들의 가축은 번성하며(10절), 그들은 파티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11-13절).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번영”을 누리며 살다가 고통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소발의 주장, 즉 악인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다 잃고 “번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20:21) 주장과 정반대된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③ 이들이 악하다는 증거(14-16절)

그러한 번영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말하길,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당신의 길을 알기 원치 않는다. 전능자가 누구길래 우리가 섬기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한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악한 자임을 증명한다. 16절은 해석이 쉽지 않지만, 악인들이 자신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렸으며 부자가 되는 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는 뜻일 것이다(애쉬).

(3) 악인들이 좀체 벌을 받지 않는다(17-26절)

욥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재앙이 닥치고 그들이 곤고하게 되는 일이 흔치 않다고 말한다(17절). 욥은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 “전능자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18-20절, cf. 30절) 아직은 아니라고 믿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끝이고 “자기 집”(가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없다(21절). 23-26절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된 삶과 동일한 죽음에 관해 말한다. 그들이 악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의인이라 할 수 없고 마음에 고통을 안고 죽었다고 다 악인이라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전도자의 한탄과 닮았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 9:2-3)

(4) 악인은 죽어서도 번영을 누린다(27-33절)

욥은 친구들의 “꾀”(27절=시 10:2)를 알고 있다. 그들은 욥이 받은 재앙이 악인이 받는 결과와 동일시하다고 하여 욥을 정죄하려고 한다. 그러나 악인의 집이 사라지는 것(18:15-21)이 아니라 잘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현실이 증명한다(28-29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된 것이며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다(30절, cf. 19절)-이것이 욥의 믿음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들의 죽음의 순간조차 누구도 그 악한 사람을 비난하지 못하며 그의 악행에 죄값을 물을 수 없다(31절). 그의 무덤은 사람에 의해 지켜지며 그에게 덮힌 흙은 그저 달게 느껴질 뿐이며 화려한 장례 행렬이 있을 뿐이다(32-33절).

(5) 끝맺는 질책(34절)

그러니 친구들의 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체계는 현실 세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의 말은 헛된 위로이며 거짓일 뿐이다. “이생에서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을뿐더러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애쉬)

<논쟁 마당3>




3. 세 번째 논쟁과 욥의 마지막 변론(22-31장)

18. 엘리바스의 세 번째 연설: 회개와 번역(22장)

(1) 자네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네(1-11절)

엘리바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설과는 다르게 그의 세 번째 연설은 매우 직설적이다. 그는 욥에게 큰 죄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공격한다. 먼저 교리적 전제로 시작해서(1-4절), 일반적 고발을 하며(5절), 이것을 구체적인 고발로 확대하고(6-9절), 결론을 내린다(10, 11절).

① 교리적 전제: 하나님은 공평무사하고 한결같으시다(1-4절)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강한 사람”도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으며 그저 그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이다. 사람이 의롭거나 온전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나 유익이 될 수 없다. 굉장히 잔인한 말같이 들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거나 압도되지 않으시는 “불변성과 비피동성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욥이 받는 고통은 욥의 경건이 아니라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4절).

② 일반적 고발: 자네는 큰 죄인이네(5절)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려는 말의 핵심이다. “네 악이 크고, 네 죄악이 끝이없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느냐?” 첫 번째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그래도 욥을 호의적으로 보려고 했다(4:3-4). 그러나 이제는 친구들의 결론을 따라 그도 욥을 정죄한다.

③ 구체적 고발: 권력 남용(6-9절)

이제 엘리바스는 도를 지나쳐서 욥이 범했다고 추정되는 몇몇 죄목들을 나열한다. 그의 추정에 의하면 욥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하고 힘있는 자들에게만 잘 대하는 사람이다. 그 죄목들에 비추어 본다면 욥은 말그대로 “끝없이 죄를 지은” “큰” 죄인이다(4절).

④ 결론: 이런 까닭에 자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세(10-11절)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다고 고백했던 모든 것에 대해 엘리바스는 “너의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는다.

(2) 하나님이 틀림없이 죄인들을 벌하실 걸세(그러니 죄인들과 하나 되지 말게, 12-20절)

① 하나님이 자네를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12-14절)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욥이 말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즉 욥은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계시기에 그분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심판하실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②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과 하나 되지 말게(15-20절)

그러면서 욥에게 악인들이 걸은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15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모욕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cf. 이러한 표현은 욥이 악인에 대해 했던 말이다. 21:13-16).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요절하였고 그들의 터는 강물에 함몰되었다(16절). 의인들은 그들을 보며 기뻐하고 비웃는다(19-20절).

(3) 회개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걸세(21-30절)

엘리바스가 앞에서 욥을 책망하고 경고했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회유책을 쓴다. 그나마 엘리바스는 다른 두 친구와는 다르게(두 친구들은 정죄로 말을 맺었다) 마지막까지 욥에게 회개를 권고하며 그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① 권면과 조건: 회개하면(21-24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라” 또는 “양보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엘리바스는 참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라(22절)고 권한다. 욥을 큰 죄인(5절)이라고 정죄한 이후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엘리바스의 성품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엘리바스의 권면은 적용이 틀린 설교일 뿐이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권면한다. 어쨌든, 전제는 욥이 악한 자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불의를 멀리하며 보화와 금을 탐했던 마음을 버려야 한다(23-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25-30절 처럼 회복해주실 것이다.

② 복: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걸세(25-30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25-38절). 29a절의 원문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낮아질 때, 욥은 그들에게 ‘힘내라’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즉 29-30절은 욥이 축복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즉 욥의 깨끗함으로 인하여 죄인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일은 실제로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나타난다(42:7-10, cf. 그러나 클린스는 29-30절을 중보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주석 WBC를 참고할 것).

엘리바스의 마지막 연설 또한, 그의 앞선 연설처럼 한 편의 훌륭한 설교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문제는 욥이 이미 회개했다는 것이다. 욥은 도덕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다. 그런데도 깊은 어둠을 경험한다... 회개한 신자에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실함을 타협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애쉬)

19.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세 번째 대답: 나라가 임하시오며(23-24장)

(1) 나는 의인들이 옳다고 인정받길 갈망합니다(23:1-17)

① 욥의 마음에 있는 갈망, 욥이 갈망하는 인정: 하나님 얼굴 보기(1-7절)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탄식이 더 깊어 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 엘리바스의 회유조차도 헛된 위로가 될 뿐이다(cf. 21:34). 누구도 욥과 함께해주지 않았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새번역) 욥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갈망한다(3절). 그분께 호소하고 변론하며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한다(4-5절, cf. 31:35).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렵게 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cf. 9:34), 자신의 정직이 밝혀져서 심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소망한다(6-7절).

② 욥의 마음에 있는 확신, 욥이 고대하는 인정: 선한 양심의 열매(8-12절)

그러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8-9절). 그러나 욥은 자신의 정직함(하나님의 길을 따름)을 확신하듯이(11-12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길을 아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실 때 자신이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10절, cf. 오해 되어 온 유명한 구절인데, 이는 단련을 받아서 정결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해보시더라도 순결함이 증명될 것이라는 뜻이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새번역).

③ 욥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욥의 확신과 뒤섞인 경외: 하나님은 무서우리만치 주권적이다(13-17절)

본 절들은 욥의 하나님 경외함을 잘 보여 준다(cf. 한글개역개정에는 15-17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3번 반복되지만 히브리어는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욥은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일편단심)는 것을 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13절). 지금의 욥이 받는 시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14a절)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욥은 그것을 인정한다(14b절).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15절=4절) 경외심(두려움)을 갖는다.

17절의 번역이 불확실한데, “아니다”로 번역된 단어는 “확실히”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미가 반대가 된다. 여러 학자는 부정적인 의미로(“나는 어둠 앞에서 확실히 무너진다. 내 앞에 어둠이 온통 덮인다”)로 해석한다. 결국, 욥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면서도 “주권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도 함께 표현한다.

(2) 나는 악인이 벌 받길 갈망한다(24:1-25)

이제 욥의 초점은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는 일에서 악인이 벌을 받는 일로 옮겨 간다.

① 악인들의 악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1-12절)

욥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탄한다(1절). 악한 자들은 2-4a절에 나열 된 것처럼 악을 행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희생자들은 포악자들을 피해 숨어야 하고, 늘 힘들게 일하며 겨우 먹고 산다(4b-5절). 남의 밭에서 일하고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먹으며(6절) 옷은 저당잡혀 밤에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7-10a절).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10b-11절). 욥이 보기에 성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지 않는 것 같다(12절). 그러기에 욥은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악인들은 창조 질서를 뒤집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13-17절)

빛의 이미지(13, 14, 16절), 땅거미, 어둠, 밤의 이미지가 이 단락의 언어를 주도한다(14, 15, 16, 17절). 악한 자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악한 일을 한다(14-16절, cf. 14절의 “밝을 때에”는 “밝기 전에”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어둠을 아침인 양 여긴다.”(17절) “이들은 어두운 행위와 친구가 됨으로써 ‘죽음의 그늘’과 친구가 되는데... 창조 질서를 노골적으로 뒤집는 자들은 지옥을 친구로 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것은 필연이며 불가피하다.” (애쉬)

③ 악인들은 마지막에 틀림없이 벌을 받는다(18-25절)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욥은 18-20절에서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는 듯하다(cf. 8:12-15). 악인들은 물거품 처럼 빨리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18절). 가뭄과 더위에 물이 곧 마르는 것처럼 스올이 악인들을 삼킬 것이다(19절). 결국, 악인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불의는 꺾일 것이다(20절).

악인은 연약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여자들을 비정하고 잔인하게 대한다(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벌하실 것이다(22, 24절).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 주시신다(23절). 잠깐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cf. 창 15:16, 롬 2:5, 마 13:50). 25절은 친구들에 대한 은근한 협박이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주제넘게 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끔찍한 경험과 악인들의 번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길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고 악인들이 멸망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날을 학수고대한다.” (애쉬)

20. 빌닷의 세 번째 연설: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길 바랄 수는 없다(25장)

클린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는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이 짧다는 것과 소발의 연설이 없다는 이유로 26-27장에 빌닷과 소발의 연설이 섞여 있을 것이라 추론하며 본문의 재배열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재배열을 뒷받침하는 사본상의 증거는 없다. 실제로 빌닷의 연설이 짧다는 (그리고 소발의 연설이 없다는) 사실은 위로자들의 파산을 멋지게 강조한다. 이들은 욥의 인내와 정직함과 믿음에 두들겨 맞고 더듬대며 입을 다문다.” (애쉬)

(1) 하나님의 주권(1-3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경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승리자로서 평화를 베푸신다. 그분께는 무수한 군대가 있으며 그분의 “광명”이 모든 곳을 비춘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만(cf. 6절)을 대조함으로써 그 사이의 간격을 강조한다.

(2)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4절)

빌닷은 엘리바스가 앞서 한 말을 되풀이한다(cf. 4:17, 15:14-16).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빌닷은 새로운 논리를 펴지 않고 이미 욥도 인정한 사실을 반복할 뿐이다(cf. 9:2, 14:4). 사실 욥이 고민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받는 고난/재앙이 어떠한 특정 죄에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욥은 의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23:11-14).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빌닷은 이러한 욥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다.

(3) 깨끗하신 하나님(5-6절)

빌닷의 말은 하나님은 달과 별보다도 훨씬 빛나는 분이신데, 구더기와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그분 앞에 의롭고 깨끗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실은 욥도 온전히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욥에 친구들은 욥도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19:4)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욥은 “의롭지 않은” 우리보다 분명히 더 “의롭지 않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문제는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체계 속에는 은혜와 복음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그분의 돌보심과 인간을 귀히 여겨주심에 대해 찬양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 8:3-5).

21. 욥이 빌닷에게 하는 세 번째 대답: 종교와 지혜의 차이(26장)

“욥은 처음에 친구들의 체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친구들의 출발점과 욥의 출발점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욥이 부당한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이해가 중심까지 흔들린다. 욥은 여러 연설에서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애처로운 절망을 쏟아 낸다. 그런 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천상의 중보자를 향하여 욥의 갈망이 분명해진다(9:33-35, 16:18-19, 19:25-27)...

[논쟁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욥은 몇몇 깊은 진리를 파악하고 실제로 그 진리를 친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욥이 하는 연설들에는 예언적 성격이 있다(약 5:10-11). 따라서 욥이하는 예언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암시들이 보인다고 놀라서는 안 된다.” (애쉬)

(1) 그 체계는 구원하는 지혜를 주지 못한다(1-4절)

욥은 신랄한 풍자로 답변을 시작한다. 빌닷이 연약한 자를 잘 도와주고 잘 구원하며,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치고 큰 지식을 잘 자랑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잘 말하냐는 것이다.

“위로자들의 신학 체계가 파산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그 체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와 철학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절대로 없었고,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메시지만이, 부당한 고난과 부당한 은혜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만이, 어찌 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애쉬)

(2) 진정한 지혜는 창조 질서보다 높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찾아야 한다(5-13절)

① 하나님이 죽음을 주관하신다(5-6절)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물 밑, 스올에 있는 “죽은 자들”(=사 26:19)이 두려워 떤다. 스올도 “멸망”([아바돈]=헬. [아폴뤼온] 계 9:11)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다.

②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신다(7-10절)

욥은 이제 바다 아래에서 땅과 하늘로 옮겨 간다. 욥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한다. “북쪽”(7절)은 고대 종교에서 우주적 산이나 신들의 산으로 통하는 자폰(zaphon) 산일 것이다(cf. 사 14:13, 시 48:2). 10절의 “수면의 경계”는 지평선을 가리키는데 이는 “빛”(육지, 질서의 자리)과 “어둠”(바다, 혼돈과 위험의 자리)을 나눈다. 전체적인 그림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질서와 경계가 있는 창조세계를 보여 준다.

③ 하나님은 그러기로 선택하실 때, 창조 질서를 흔드신다(11절)

욥은 확실한 창조 질서를 말한 뒤 이 질서조차도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한다. 친구들은 절대불변의 법칙으로써 세상의 질서(인과응보)를 말하지만 욥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궁극적 실체는 자신이 그러기로 선택하실 때 질서 잡힌 창조 세계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 수 있고 흔드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애쉬)

④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악을 정복하실 것이다(12-13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 기둥”(11절)을 흔드시는 이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신다. “바다”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의미한다. “라합”은 “날렵한 뱀” 혹은 “리워야단”이라고도 하는데, 바다에 살며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을 가리킨다(cf. 사 27:1).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생각처럼 세상 (도덕) 질서를 유지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흔드심”으로 악한 세력를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잔잔하게” “맑게”).

⑤ 하나님에게는 훨씬 깊은 지혜가 있다(14절)

욥은 물 밑 깊은 곳에서 구름이 있는 하늘까지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작은 것일 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우렛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깔끔한 신학과 우주 체계가 있으며, 이들의 체계에서 창조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는 철벽이다. 이 체계에는 악이 정복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스올과 아바돈과 뱀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만이 악을 이길 수 있으며 이길 것이다. 이 지혜가 욥의 때에는 아직 계시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에서 최종적으로 계시될 것이다.” (애쉬)

<욥의 요약 연설 둘: 27-31장>

27장과 29장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형식은 예언자들이 공식적인 저주를 시작할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에 관해 예언할 때도 사용됐다(민 23:7, 18, 24:3, 15).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풍자)를 지어 이를” 날이 오리라는 표현을 했다(사 14:4). 미가 2:4에서 이 단어는 “조롱하는 시”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은 격식을 차린 중대한 공식 선언(또는 요약 연설)을 시작한다는 말일 것이다.

22. 욥이 요약을 시작하다: 복음을 대적하면 위험하다(27장)

26장에서와 달리,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말한다. 11-12절의 “너희”는 복수형이다. 욥은 신자가 자신을 “참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 준다. 이 연설은 자랑, 기도, 경고로 구성된다.

(1) 신자는 자신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자랑한다(1-6절)

욥은 격식 차린 말로 맹세를 시작한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장본인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는 자신의 맹세를 뒷받침할 더 높은 권세가 있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그 맹세가 평생에 효력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맹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② 거짓(속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cf. 13:7). ③ 너희를 옳다하지 않을 것이다(친구들의 고발과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다). ④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cf. 31:6,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고 선언하셨다-2:3) ⑤ 나의 공의(의로움)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cf. 6:29).

“이 모든 절들에서 그의 의란 절대 완벽에 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고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가 무죄하다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자신을 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데이빗 클린스)

“욥이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 붙잡을 것은 이것들 뿐이다. ‘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욥의 자랑은 오만하지 않다. 욥은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깊이 기뻐한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붙잡는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셨는가? 그 이후로, 무수한 신자가 이 세상에 붙잡을 게 전혀 없을 때, 세상이 자신들에게서 빼앗지 못하는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의를 단단히 붙잡지 않았는가?” (애쉬)

(2) 신자는 자신을 참소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다(7-10절)

많은 주석가들은 7-23절을 빌닷이나 소발의 말로 본다. 그러나 그럴만한 사본상의 증거는 없으며 본문의 표현이 친구들의 말과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 문맥을 다른다. 욥은 자신의 원수(자신을 참소하는 친구, 궁극적으로는 참소를 부추긴 사탄)이 악인과 같이 심판받기를 기도한다. 원수(불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아무 희망도 없게 될 것이다(8절).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9절). 원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cf. 10절) 그래서 결국,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42:7-10)에서 정죄를 받게 되고 그들의 기도는 소용없게 된다.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 희망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42:9).

(3) 신자는 자신을 참소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을 경고한다(11-23절)

욥은 먼저 자신이 친구들의 선생이 되겠다고 제안하고(11-12절), 그런 뒤에 친구들에게 전체적으로 악인들의 운명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죄하고 의로우면서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자들의 운명을 경고한다(13-23절). 이것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주는 사랑의 경고다.

13절의 표현은 소발의 표현과 비슷하다(cf. 20:29). 그러나 문맥은 다르다. 욥은 악인이 받을 “분깃”을 다섯 단계로 묘사한다. ① 악인들의 가족이 멸망할 것이다(14-15절) ② 의인들이 악인들의 재산을 차지할 것이다(16-17절, cf. 잠 13:12) ③ 자신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다(18-19절, cf. 잠 23:5) ④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쓸려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다(20-21절).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암시하며 말했지만 이제는 욥이 친구들의 운명을 경고하며 말한다. ⑤ “동풍”은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 버릴 것이며 그를 비웃을 것이다(22-23절, cf. 한글개역개정의 “하나님은”과 “사람들은”은 원문에서 “그는”으로 동풍을 가리킨다. 애쉬는 “동풍”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마귀에 대한 의인화로 본다).

23. 하나님은 왜 내 물음에 답하시지 않는가(28장)

28장은 욥기에서 매우 독특하다. 28장은 인접한 앞 뒤 문맥과 문학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동안의 열정적 논증과는 대조되게 여기서는 숙고하는 어조로 고요하고 사색적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많은 학자가 28장을 욥기의 저자/편집자가 삽입한 막간으로 본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애쉬는 “28장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하는 영감된 예언시다. 28장이 욥이 27장에서 시작한 연설의 후반부라면, 28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오만함을 꾸짖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뒤가 딱 맞는다. 선생 욥이(27:11-12) 친구들에게-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가르친다”라고 말한다.

(1) 귀중한 대상에 대한 값비싼 탐구(1-12절)

욥은 주변을 둘러보고 인간의 경이로운 광물 탐사에 놀라 보라는 초대로 말을 시작한다. 값진 물건에 대한 매우 값비싼 탐구이다. 은, 금, 철, 동, 청옥, 사금 등 값진 광물을 얻기 위해 광부는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한다(3절). 광부는 외로이(4절)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게(8절) 수고하며(9-11절) 각종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광부는 끝내 그것을 얻는다. 그러나 욥은 이어서 묻는다.

(2)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동시에 획득할 수 없다(12-2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12절) 지혜를 얻는 길을 사람은 알 수 없다. 그것은 땅에도 물 깊은 곳 어디에도 없으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13-14절). 지혜/명철은 순금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겨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5-19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20절)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있으며 멸망도 사망도 알지 못한다고 할 뿐이다(21-22절). 욥은 15-19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를 힘차게 표현한다. 지혜를 찾을 길이 없다고 탄식하나 그 지혜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욥은 역설적이지만 심오한 해답을 23-28절에서 제시한다.

(3) 겸손하게 하는 해결책(23-28절)

시인은 그 지혜가 있는 곳,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한다(23절). 그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감찰하시며 자연의 모든 법칙을 정하시고 만드신 분이시다. “바람, 비, 우레, 비구름(번개)”는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제멋대로인 듯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제하시며 복된 비를 내리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지혜를” 보셨으며 굳게 세우셨다(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28절)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물음에 답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묻는다.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신다. ‘네 시선과 탐구의 방향을 네가 원하는 해답에서 네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우리는 [그] 지혜를 찾으리라고(우리가 던지는 모든 물음의 해답을 알게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혜를 아시는 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끌렸던 구약성경의 범주 가운데 하나는 지혜였다. 흠 없는 삶에서, 부당한 죽음에서, 사흘 만에 옳다고 인정받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곧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셨고, 그 그리스도시다(골 2:2-3).” (애쉬)

<욥의 최종 변론>

24. 갈망: 낙원에 대한 향수(29장)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싶은 필사적인 갈망 속에 미래 운명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밝혀질 때, 이것은 은혜의 표지다. 우리는 욥에게서 이것을 보게 된다.” (애쉬)

(1) 욥은 아들의 우정을 갈망한다(1-6절)

27장의 시작과 동일하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묵직한 최종 연설들을 시작한다. 욥은 “원하노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오, 내가 얼마나 바라고 갈망하는지”라는 뜻이다. 욥은 자신이 옛 시절로 돌아 가고 싶어한다. 그가 생각하는 옛 시절은 평안하고 풍부하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다(2절). 욥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던 때를 갈망한다(cf. 12:4, 14:15). 하나님과 교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욥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3절). 그때가 욥의 전성기였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NIV, cf. 19:19)이 자신의 삶과 가정에 있을 때였다(4-5절). 풍성함(6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의 표식이었다.

“이렇듯 욥은 자신의 첫 갈망으로 자신이 기뻐하며 교제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꼽는다. 이러한 우선적인 갈망에서, 욥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행하듯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영원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으며(요 1:18)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궁극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을(막 15:34) 예표한다.” (애쉬)

(2) 욥은 구원자의 위엄을 갈망한다(7-17절)

성문은 사업과 사법적 판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이며 힘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욥이 그 자리에 이를 때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존중과 예의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했다(7-10절). 욥은 처음 소개되었던 대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1:3). 욥에게 존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욥의 행동을 알기에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 욥은 빈민과 고아를 건지며 망하게 된 자와 과부를 도왔다(12-13절). 14절이 표현하듯이 욥은 모든 일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cf. 그의 복장 특히 모자는 그가 통치자/재판관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도우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했다(15-16a절). 편견없이 모르는 사람(나그네, 이주민, 방문객)의 송사도 돌보아 주고 불의와 포악을 행한 자에게는 공의로 판단하여 벌하였다(16b-17절).

욥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욥이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 정죄했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말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욥은 교만하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가장 감사하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덕이다.

“그 지역에 퍼진 욥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분이 다른 지역을 걷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며(마 22:46),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이 됨으로써,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되살려 줌으로써(눅 7:11-17), 소외당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줌으로써(막 7:24-30에서처럼),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왕이 됨으로써 ‘정의가 이기게’(마 12:20, 새번역) 하실 날을 예표한다.” (애쉬)

(3) 욥은 구원자의 영원을 갈망한다(18-20절)

욥이 품은 갈망의 셋째 부분은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위대함에 수반된 기대와 관련이 있다. ① 욥은 자신의 “보금 자리”에서 죽기를 바랬다(18a절). 욥은 안정된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죽기를 원했다. ② 욥은 장수할 것을 기대했다(18b절). ③ 욥은 자신의 온 존재가 그 근원과 열매에 있어서 물을 잘 공급받아 생명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④ 욥은 자신의 “영광”(여기서는 내적 존재를 의미한다. cf. 시 16:9)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화살”(남자의 근력과 힘을 의미한다)이 끝까지 쓸모 있길 기대한다(20절).

“이러한 욥의 여러 기대는 세상이 질서가 잘 잡힌 곳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위대함이 선을 수반할 것이며, 위대함이 일시적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욥의 기억과 갈망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완벽한 왕을 위한 기도에서 매우 가깝게 메아리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왕이 언약의 아버지와 교제하며 행하는 ‘왕의 아들’로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시 72:1-2). 이 기도는 이 왕이 영원히 다스리길 바라는 열망을 아주 자연스럽게 포함한다(시 72:5, 7, 15, 17).” (애쉬)

(4) 욥은 구원자의 주권을 갈망한다(21-25절)

욥은 다시 자신이 이전에 지녔던 위엄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간다. 욥이 말할 때 사람들은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새겼으며, 욥의 말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려는 사람은 없었다(21-22절). 사람들은 욥의 말 듣기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23절). 욥의 미소와 얼굴 “빛”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었다(24절). 25절은 욥의 높은 신분을 말해 준다. 욥은 공동체의 지도자요 군사령관이며 공동체를 위해 선한 결정을 내리고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욥의 갈망 속에서 ‘미래 운명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첫째, ... 욥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신의 존귀한 종으로 인정하고 욥의 위대함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욥 자신이 이러한 교제와 영예를 경험하기 때문이다(42장).

둘째, 욥이 마음에 품은 여러 갈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른 여러 모형론적 갈망 및 기대와 일치하고 어울리기 때문이다. 특히, 다윗 계보의 왕들에 관한 언약의 약속들, 그 왕에 대한 여러 기대, 그 왕을 위한 기도들이 모두 욥의 기억과 똑같은 외형을 따른다...

셋째, 이런 모든 갈망이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위엄이야말로 창조 때 아담이 받은 것이다...

넷째, 이 모든 갈망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인데(고후 1:20), 예수님은 아버지와 놀랍게 교제하는 삶을 보여 주셨고,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셨으며, 부활해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놀라운 리더십을 경험하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기대해도 좋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욥이 지역적 의미에서 경험한 것을 아담은 타락 이전에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적 의미에서 성취하실 것이다.” (애쉬)

25. 탄식: 위엄에 빼앗기다(30장)

2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에 관해 말하고(29:1-6), 이어서 교제의 결과인 자신의 위엄을 말했다(29:7-25). 30장에서는 욥 자신의 치욕스러운 경험으로 시작해서(30:1-5),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적대감에 관해 말한다(30:6-31). 욥에게 큰 위엄이 있었기에 현재 상황에 대한 탄식은 배가 된다. “욥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고난의 예표로 이해될 때에야 궁극적으로 의미가 통한다.” (애쉬)

(1) 구속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뒤집는다(1-15절)

①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1-8절)

욥이 위엄이 있을 때는 젊은이들이 존경의 뜻으로 숨었다(뒤로 물러났다. 29:8). 그러나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며 비웃는다. 이어서 길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들의 자식인지를 묘사한다. 그들의 아비들은 욥의 양 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1b절). 그들(젊은이든 그들의 아비든)은 기력이 없는 자들이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궁핍한 자들이다(2-4절).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쫓겨나서 도둑같이 침침한 골짜기와 바위 굴 혹은 노천에서 사는 자들이다(5-7절). 그들은 미련한 자의 식이며 무명한 자들의 자식이다(8절). 이렇게 욥을 조롱하는 자들의 비천함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욥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도리어 욥이 받는 조롱이 얼마나 역설적이고도 비참한 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② 이들이 하는 조롱의 본질과 의미(9-15절)

바로 그런 자들이 욥을 조롱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9-10절). 욥은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 욥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자식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자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11절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나오지 않음) 욥의 “활시위”(인간의 힘)를 늘어지게 하시고 낮추셨다. 마땅해야 하는 사회 질서(의인이 의인으로 대접받고, 존경 받을 자에게 존경이 돌아가야 하는 도리)가 무너지고 비천하고 악한 자들이 “의인 욥”을 대적하며 군대처럼 공격한다(12-14절). 이러한 와중에 욥에게는 도울 자가 없으며(13절), 공포가 그를 에워싸고 그의 구원은 지나가 버린다(15절).

“욥이 당하는 수치는 창조 질서가 무질서해졌고 따라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롱은 단지 욥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욥의 ‘품위’(15절), 평판, 하나님의 종이라는 욥의 이름까지 앗아간다. 모두 날아가 버린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욥보다 큰 분이 욥이 당한 수치보다 큰 수치를 견디셨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편이, 욥이 당한 수치가 이해되기 시작한다.” (애쉬)

(2) 구속하는 고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6-31절)

“나머지 탄식에서, 욥은 자신이 겪는 아픔의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놀랍고도 충격적이게도, 둘 다 깊은 신적 필연성(divine necessity)을 가리킨다.” (애쉬)

① 구속하는 고난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응답하시면 안 된다(16-23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뼈를 깎는 육체의 고통이 지금도 욥에게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논쟁의 처음 시작에서도 토로했었다(7:3). 욥은 다시 육체의 고통을 언급한다(16-17, 30절). 또한,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자신을 던져 넣으셨다고 탄식한다(18-19, 22절). 욥의 더 큰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음에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욥을 잔혹하게 대적하신다는 사실이다(20-21절). 욥은 “당신께서 저를 죽이려 하심을 압니다”라고 고백한다(23절).

② 구속하는 고난이 꼭 필요하기에 욥은 불의한 고난을 견뎌야 한다(24-31절)

24-26절의 핵심은 욥이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듯(25절)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26절). 이어서 욥은 자신의 지금 형편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욥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으며(27절)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24, 28, 30절).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리나 타조(혹은 올빼미)만이 그의 친구가 될 뿐이다(29절). 온 생명이 애곡과 울음으로 타들어간다(31절).

“구속하는 고난에는 무서운 신적 필연성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야만 성취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며, 욥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욥의 기도는 응답될 테지만,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할 때에야 응답될 것이다.” (애쉬)

26. 욥의 마지막 말(31장)

31장은 언약 모티프가 연설의 처음과 끝을 하나로 묶는다.

A 체결된 언약(1-3절)

B 주어진 도전(4-6절)

C 언약적 성실성의 목록(7-34절)

B ́ 거듭된 도전(35-37절)

A ́ 보증된 언약(38-40절)

(1) 언약의 성격: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다짐(1-3절)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마지막 말에서 자신이 자신의 눈(마음의 욕망)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한다. 욥은 자신과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체결했는데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거나 마음이 부정한 죄로 이끌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다(cf. 9절, 마 5:28). 설사 욥 당시의 문화에서는 마음 속의 욕망을 누가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 “위에서”(2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불의한 자나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난과 불행을 피할 수 없다고 믿었다(3절).

(2) 언약 지키기: 신실한 마음으로(4-6절)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끗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이 만일 “허영/무가치/불성실”한 일을 하거나 속이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셔서 밝혀 내실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cf. 23:10).

(3)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마음과 삶에서 드러난다(7-34절)

이 단락은 욥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따라 피했던 여러 죄에 대한 예를 말한다.

① 마음의 탈선(7-8절)

욥은 먼저 자신의 손과 발(행동)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자신의 마음이 “눈”(욕망)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만약 자신이 그랬다면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죄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없어진 것이라면 합당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

② 간음(9-12절)

욥은 1절에서 언급했던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음’과 연관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자신은 “마음[레브]으로도”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으며 행동으로 표출된 적도 없다고 말한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처참한 상황에 빠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것은 “음란한 일”이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로 “멸망”[아바돈]에 이르도록 타오르는 불이라고 한다.

③ 종들을 불의하게 대함(13-15절)

욥은 종들과 다툴 때조차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즉 공정하게 대했다는 것이다. 그는 종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cf. 잠 17:5, 22:2) 한 분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람이 나왔다는 것(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하다. 한편, 욥은 자신이 힘없는 자를 공의로 대했던 것과 대조되게 자신을 공의로 대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cf. 30:25-26).

④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음(16-20절)

욥은 항상 가난한 자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으며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며 돌봐주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와 과부 돌보는 일을 정성으로 했다고 고백한다.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행동을 확증한다. 욥은 가난한 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본 체 한 적이 없으며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다(19-20절).

⑤ 보호막이 없는 자들을 포악하게 대함(21-23절)

만일 욥이 자신을 “돕는 자”의 눈치를 보고(혹은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자신이 팔이 빠지고 부르러지기를 바란다고 한다. 즉 욥은 지역 재판관으로서 불의를 행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cf. 13:11 “존귀”).

⑥ 재물을 의지함(24-25절)

욥은 자신의 소망을 자신이 가진 소유물(보화)에 두지 않았으며 그것을 의뢰하지도, 그것에 기쁨과 만족을 두지도 않았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욥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었다(cf. 29:2-5).

⑦ 천체 숭배(26-28절)

욥은 해나 달에 유혹되어 그것을 숭배하지 않았다. “손에 입맞춘다”는 표현은 숭배의 표현으로 해나 달에게 손시늉으로 입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암시한다(cf. 왕상 19:18). 이러한 죄는 재판에 받아야 할 죄이며 하나님을 속이는/부인하는 죄이다.

⑧ 원수들에게 원한을 품음(29-30절)

욥은 자신의 원수들조차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재난 당함과 멸망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명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 욥의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잠 24:17-18).

⑨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음(31-32절)

욥은 자신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나그네와 행인)을 고기로 배불렸으며 그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영접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도덕적 의무였다. 욥은 이러한 일을 게으르게 혹은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다.

⑩ 위선(33-34절)

욥은 자신이 자신의 악행을 “다른 사람(아담)처럼” 숨기거나 자신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침묵한 적이 없었다. 욥은 속죄를 위한 번제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으로서(1:5) “하나님 앞에, 적절할 때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 욥은 절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늘 회개하며 산다고 주장한다.” (애쉬)

(4) 거듭된 도전(35-37절)

욥의 갈망은 이것이다. “나를 듣는 자가 있기를 원하노라!” 29장에서 표현된 깊은 한숨과 갈망(29:2)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칭의를 갈망하는 것으로 바뀐다. “서명”(35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taw)이며, 여기서는 욥이 자신의 최종 변론을 끝맺고 있다는 뜻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전능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요구한다.

욥은 “나를 고발하는 자가 고소장”을 쓰길 원하며(35절) 그런다면 자신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닐 것이라(36절)고 말한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판결)에 대해 확신한다. 부끄러움이 없다. 욥은 자신의 걸음을 다 세시는 분(4절)에게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당당하게 전능자 앞에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37절).

(5) 창조 세계가 증언하는 언약(38-40절)

“여기서 욥은 자신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1절) 지켰음을 증언하라고 창조 세계에 요구한다. 여기서 욥의 ‘밭’이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욥의 경작지는 욥이 소작농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았다... 욥은 여기서 단순히 자신의 죄 목록에 후기를 덧붙이고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양심과 맺은 언약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언약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의 땅이 이 언약을 증언하며(예를 들면, 신 30:19, 사 1:2, 미 6:2) 이스라엘이 성실하지 못할 때 애통한다(예를 들면, 렘 12:4). 땅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은 저주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창 3:18). 욥은 자신이 이 언약을 어겼다면 ‘가시나무’와 ‘독보리’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리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상기한다(40a절).” (애쉬)

“우리는 욥과 욥의 마지막 연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죄인이 하는 이런 말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는가?... 이 연설을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칭의 교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비추어 읽을 때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어떻게 죄인이-욥은 죄인이다-바리새인의 위선이란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이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이 물음은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자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와 교리적으로 같은 물음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시 17:3). 다윗에게 로마서 4장이 분명한 답변을 제시한다.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다(롬 4:6)...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모든 자를 자신의 믿음으로 예표한다. 욥도 다르지 않다.

욥은 마음으로 전능자를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의가 아닌 의를 받은 사람이다-받은 계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처럼, 욥의 칭의는 삶을 바꿔 놓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까닭에, 욥의 실제 삶이 은혜로 욥에게 전가된 의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31장에서, 욥이 주장하는 무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전가된 무죄이며, 역시 은혜로, 욥의 마음에서 성령의 선행 사역(anticipatory working)로 욥의 실제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무죄다.” (애쉬)






III. 엘리후와 하나님의 응답(32:1-42:6)


1. 엘리후의 연설(32-37장)

제3부 욥이 받은 대답들(32:1-42:6)

27. 엘리후와 하나님의 정의(32:1-5)

(1) 엘리후의 연설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중심이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세 친구가 말을 그쳤다. 이때 람 종족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그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고(2절),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었다(3, 5절). 그러면서 엘리후는 37장까지 길게 자신의 대답을 내놓는다. 엘리후의 핵심 논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비난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2) 우리는 엘리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욥의 마지막 말이 그치고(31:40) 친구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할 때(32:5) 하나님의 등장을 기대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엘리후의 등장으로 흐름이 끊기는 듯하며 그의 긴 연설에 핵심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그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등장 전에 그의 긴 연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인물처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전 주석가들은 엘리후의 발언(32-37장)을 이차적인 첨가 자료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 주석가들은 엘리후의 발언이 욥기 전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쪽으로 기운다. 하지만 대부분은 엘리후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본다. 엘리후가 앞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그러나 4절은 그가 그동안 대화 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한다)과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도 엘리후에 대한 언급(평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엘리후의 역할을 이차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엘리후는 단순히 세 친구들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그저 산만하고 장황하게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다. 엘리후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나머지 세 친구들의 메시지와는 크게 다르다.

엘리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엘리후의 말에 진리와 오류를 뒤섞여 있다’)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꾼 애쉬는 존스(Hywel R. Jones)의 말을 인용하여 엘리후의 메시지의 차이점을 전한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 욥이 아무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여도 욥이 완벽하거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도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다.

“욥은 우리에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요일 1장) 보여 준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속에 있는 죄의 찌끼들이 드러난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며’(렘 17:9), 깨끗한 양심이 죄가 없다는 보증은 아니다(cf. 고전 4:4)... 이런 까닭에 욥이 인정을 받는 동시에 질책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했다고 인정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에 관해 틀리게 말했다고 질책을 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 엘리후의 주장을 믿고 엘리후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참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본문을 읽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보인다.” (애쉬, cf. NICOT, 1988의 John E. Hartley도 같은 입장이다.)

28.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 말씀하시는 하나님(32:6-33:33)

엘리후는 먼저 자신보다 연장자인(6절) 욥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며(32장) 그다음 욥에게 답변한다(33장).

(1) 인간 종교 때문에 참 예언이 긴급하다(32:6-22)

엘리후는 지혜의 근원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전통적 세계관뿐이라고 믿는 세 사람에게 예언자적 목소리로 말한다.

① 예언은 가능하다(6-10절)

비교적 연소했던 엘리후는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이제 말하겠다고 하며 지혜는 연륜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능자의 숨결[네샤마]”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8절)이라고 말한다. 엘리후와 다른 세 친구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세 친구는 전통과 연륜을 지혜의 원천으로 보지만 엘리후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주장한다.

② 예언은 꼭 필요하다(11-16절)

엘리후는 세 어른들이 욥을 꺾어 바른 대답을 해주리라 기대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못했고(11-12절, cf. 3절)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기에(16절, cf. 5절) 이제는 자신이 말해야겠다고 말한다. 엘리후는 욥의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고 그의 말을 확실하게 반박해야 할 책임이있다고 말한다(13절, cf. 17절 “본분”). 그리고 세 사람의 이론(말한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겠다고 한다(14절).

③ 예언이 긴급하다(17-22절)

엘리후는 연장자가 인간의 철학과 전통적 세계관을 따라 욥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예언자의 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18-20절). “전능자의 숨결”(8절)을 통해 깨달음을 받은 예언자로서 그는 결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는 굳은 선언을 한다(21-22절).

(2) 예언자가 고난받는 구도자에게 호소한다(33:1-33)

① 예언자의 음성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1-7절)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든 말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엘리후는 정직함으로 말할 것이며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3절). 그는 지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루아흐]을 의식하며 말한다(cf. 32:8).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한다(cf. 5-7절, 하나님은 위엄/두려움이 크신 분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변론할 수 없지만[9:34, 13:21] 자신은 사람이기에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욥기는 엘리후의 긴 연설에 이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② 욥의 고소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8-13절)

엘리후는 먼저 욥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나는 깨끗하다”(9절). 소발도 이처럼 욥의 말을 이해했다(11:4). “순전하다”는 단어는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로 ‘의식적으로 깨끗한 상태 또는 죄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cf. 실제로 욥은 “온전하다”[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9:21, 1:1, 2:3). 또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고(cf. 13:24, 16:9, 19:11, 30:21), 자신의 잘못을 찾으시며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감시하신다고 하였다고 말한다(10-11절, cf. 13:27, 10:6).

엘리후는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는데, “이 말로 인하여”(12a절)라고 정확하게 꼬집는다. 엘리후는 지금 욥의 본래 의를 행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했던 말이 욥을 정죄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욥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이다) 그분과 논쟁하려 드는 태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12b-13절). “하나님의 크심”은 앞으로 엘리후가 할 말의 주요 주제이다.

“위로자들과 달리,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 죄를 지었기에 고난 당한다고 말하지 않으리라는 데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에, 욥이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고 잘못된 것들을 말한다며 욥을 꾸짖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엘리후가 옳다.” (애쉬)

③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다(14-30절)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한다(14, 30절).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시고 악행을 버리게 하시며 교만을 막으심으로 사람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15-18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고난을 말한다(19-28절). 19-22절의 표현은 욥이 겪고 있는 육체와 마음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다. 엘리후는 이것을 “징계”(19절)라고 부른다. 이것이 고난인 이유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이어서 이를 설명한다. 만일 한 천사/중보자가 고난 당하는 자의 정당함을 보이며(혹은 정직함을 보증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건지리라는 것이다(23-24절, cf. 24절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그 중보자를 가리킬 것이다). 엘리후는 여기서 세 친구들의 체계에서는 전혀 발견될 수 없는 생각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중보자/변호자”(23절)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욥이 소망하고 갈망했던 것과 통한다(cf. 9:33, 16:19, 19:25). 엘리후는 “대속물”(24절) 즉 속전(몸값)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자가 건짐을 받을 것을 말하는데 이는 욥조차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시이다.

고난 당하던 자는 중보자의 역할과 대속물로 말미암아 육체가 회복될 것이며, 기도와 그 응답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25-26a절).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인데(26b절)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표현하며 욥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바다. 고난 당하던 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26절) 곧 칭의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큰 자비와 구속하는 사랑을 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27-28절).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려하심이다”(29-30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고난도 그 말씀 중 하나이며 강력한 말씀이다(cf. C. 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④ 예언자의 목소리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31-34절)

엘리후는 다시 욥을 향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할 말이 있어 한다면 기쁘게 들어주겠지만, 없으면 자신의 말을 잠잠히 들으라고 권한다(cf. 애쉬는 32절을 엘리후의 동기가 욥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제 욥은 들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말한다.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다... 암시적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교만하지 않도록 욥을 지켜 주는 은혜로운 일을 하게 하라고 요구한다.” (애쉬)

29.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 하나님이 공정하신가(34장)

이제부터 엘리후는 본론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 다룬다.

(1) 더 넓은 청중에게(1-15절)

① 핵심 쟁점: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하시다(1-4절)

엘리후는 잠재적으로 지혜롭고 지식 있는 모든 청중을 향하여 자신이 할 논쟁에 초대한다. 4절에서 그는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우리가 정의([미쉬팟]=17절)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 정의라는 단어는 연설의 핵심 주제이다.

② 가장 심한 고발: 욥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선하지 않다며 하나님을 비난했다(5-9절)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반복하여 말했었다(cf. 10:15, 13:18).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고(cf. 27:2)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하셨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토대로 욥을 고발한다. 그는 하나님을 비방/조롱했으며 악인과 같이(36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익하다’(7-9절, cf. 9:22, 10:3)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것을 회개할 테지만, 이 순간에는 사탄의 원초적 거짓말-하나님은 선하지 않으며, 잔인하고 악한 고문자다-을 믿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 변장해 욥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설득했다.” (애쉬)

③ 핵심 공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다(10-11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공의[미쉬팟]를 굽히지 않으신다(=37:23).”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며(17절)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cf. 창 18:25-아브라함) 8:3에서 빌닷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빌닷의 관심이 악인의 징벌에있었다면 엘리후의 관심은 이보다 넓다.

④ 핵심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12-15절)

이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하신바 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것이다(cf. 욥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고백한다-42:2).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그분의 손 안에 생명이 놓여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며,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다. 선하심과 정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내재하기에 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도전한다.” (애쉬)

(2) 욥에게(16-37절)

① 고발: 욥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했다(16-17절)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세상과 욥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정의를 싫어하신다면 어찌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욥은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려는 죄를 범하였다(cf.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은 분리될 수 없다). 이 지적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40:8) 실제로 욥은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9:21-24). 물론 욥이 자신의 괴로움 속에 외친 탄식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조롱은 입술로 범죄한 것이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거두어 들이며 회개한다(42:6).

②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므로, 욥의 주장이 틀렸다(18-30절)

엘리후는 이어서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높은 자나 부유한 자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을 특별대우하지 않으신다(18-19절).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인간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순식간에 그리고 어렵지 않게 집행이 이루어진다(20절).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자로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항상 감찰하시며 그러기에 심판하실 때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며 권세자도 바로 처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21, 23-25절).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22절).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치심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모든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26-27절).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2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 29-30절은 하나님은 지체하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분께서 잠잠하시다고 하여(이것은 그분의 자유이며, 숨겨진 계시이다) 그분을 비난할 수 없으며(cf. 33:13),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돌리실 때에는 아무도 그분을 뵐 수 없다(29a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세상에 무관심해서도 아니며 불의하시기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경건하지 못한 자”가 다스려서 백성에게 올무가 되지 못하게 나라들과 개인들을 다스리신다(29b-30절, 클린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확연한 무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권적이며 공정하고, 확실하며, 공개적이고, 하나님은 지체하더라도 심판하신다.” (애쉬)

③ 욥은 하나님에 대한 한 말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31-33절)

엘리후는 욥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이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며(31-32절)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33b절). 우리가 알듯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게 고백한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42:3-4).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40:5).

애쉬는 33a절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쓴다. “그대가 회개하길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고 선생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리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애쉬, cf. 클린스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당신에게 갚으셔야 할 것인가?” 원문에는 한글개역개정에 나온 “속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며 “되갚다”{[샬람]=11절}는 동사가 쓰였을 뿐이다).

④ 욥의 시련은 회개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34-37절)

엘리후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면 자신의 말에 동의하며 욥의 말이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는다(34-35절). 그러면서 그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한다(36a절). 이 말만 놓고 보면 엘리후는 고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아닌 것 같다. 마치 저주를 퍼붇는 사람같다. 그러나 엘리후는 지금 욥의 고난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말이 틀렸음 인정하기까지 논쟁 시험(주장에 대한 심리)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애쉬). 엘리후가 그렇게 심각하게 욥의 말(비난)을 문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욥의 그러한 말은 악인과 같은 말이며(36b절) 하나님을 반역하며 거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37절, 34:7).

애쉬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을 참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틀리(Hartley)의 말을 인용한다. “엘리후가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욥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마음이 강퍅해져 마지막 심판, 곧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욥을 설득하여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 한다.”

30.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 선하다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35장)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에게 하는 연설이다.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요약하며 시작하고(2-4절), 자신의 대답이나 논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시한다.

(1) 질문: 선하다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1-4절)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 했던 다음의 말(그 의도한 바)을 “정의”[미쉬팟]라고 여기는지 묻는다. ① 나의 의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또는 가능한 번역으로,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② 그 의가 나에게(혹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욥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의롭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주장 속에 그 의미를 암시한다. 2번과 연관해서도, 이는 욥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그가 악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21:15). 그럼에도, 엘리후의 지적대로 욥의 논리와 말투는 악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었다(cf. 34:8-9, 예를 들어 욥의 다음 발언들을 살펴 보라. 9:20-24, 28-33.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9:29, 21:17, 23-26, 31-34).

(2) 첫 번째 대답: 질문이 틀렸다(5-8절)

엘리후는 욥의 말(3절-“무슨 유익이 있겠느냐”)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한다. 하늘처럼 높이 뜬 구름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 계시며(5절) 그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6-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과 선행에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이것은 엘리후가 정죄했던 표현이다, cf. 11:11) 누구도 자신의 악행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변하게(예를 들면, 더 악하게 혹은 지나치게 잔인한 분으로) 만들지 못하며, 반대로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 하나님의 부족한 어떤 것을 채우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빚지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비슷한 말(‘하나님의 불변성과 비피동성’)을 엘리바스도 했었다(22:2-3).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결론을 끌어낸다(22:4-9). 한편, 엘리후의 말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그치면, 당신께서 더 행복해하시고 제게 상을 주실 테지요’라거나 ‘제 선행 덕에 당신의 하루가 틀림없이 더 나아졌고, 그러니 당신이 제게 뭔가 보답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애쉬). 따라서 욥이 자신의 경건을 통해 내가 무슨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3절)는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3) 두 번째 대답: 대답을 기대하지 말라(9-16절)

엘리후는 사람들이 학대와 억압으로 울부짖지만 정작 ‘배우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한다(9-11절, 34:32). 그들은 악인의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샤브]=출 20:7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12-13절, cf. 30:20). 하물며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일의 판단은 그에게 있으니 나는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욥의 말은 어떠하겠는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로 벌을 주셔야 하지만 아직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무지한 말”을 많이 한다고 정죄한다(16절). 이 정죄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38:2) 그리고 욥은 정확히 이 부분을 회개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42:3).

“엘리후는 욥에게 ‘친구의 아픈 책망... 충직으로 말미암는’(잠 27:6) 책망을 준다. 엘리후는 욥이 들어야 하는 말을 욥에게 한다. 거칠고 단호한 말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협하는 자의 감상적인 동정보다 욥에게 훨씬 큰 유익을 끼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얻길 바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결심이 한결같으시므로, 우리가 우리의 덕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셔야 한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애쉬)

31.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 우주적 장엄함과 우주적 정의(36-37장)

“엘리후가 절정의 마지막 연설에서 우주적 능력만이 우주적 정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엘리후가 요구하는 반응은 이것과 완전히 일치 한다. 욥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우주적 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우주적 정의를 성취하시라 믿어야 한다.” (애쉬)

(1) 도입: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변호(36:1-4)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이어간다. 그는 자신이 “먼 곳”(아마도 “천상” cf. 32:8, 시 138:6)에서 지식을 얻었으며 창조주 하나님께 의로움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고백한다(cf. 32:21). 또한,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며 “완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욥과 함께하시므로(4절)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2)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정의로 행하신다(36:5-25)

① 하나님의 강력한 정의(5-7절)

“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캅비르]” 그러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마음의 힘이 강하시다[캅비르]”(5절).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셨지만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며 정의를 실현하신다. 그분은 악인에게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며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미쉬팟]를 베푸시고, 의인을 살피사 그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6-7절).

②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8-10절)

엘리후는 “의인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들(“고난받는 자들”-6절)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며 훈계하여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명령하신다(cf. 33:14-29).

“엘리후는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욥의 마음에 있는 몇몇 죄악된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 욥의 말로 표현됐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욥을 비롯해 고난받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옳은 주장이다.” (애쉬)

③ 하나님에 대한 두 반응(11-15절)

11절의 “그들”은 “고난받는 자들”(6, 15절)을 가리킨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10절)에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진다. 먼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곤고에서 구원받아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11, 15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식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12, 14절). 그들(“불경건한 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속박(고난) 가운데에서도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13절, cf. 35:10-11). 엘리후는 욥이 악행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욥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것 자체로 욥이 악한 자인지 의인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구원(15절)과 존귀(7절)를 경험하기를 호소한다.

④ 욥을 향한 호소(16-25절)

이 단락에서 엘리후는 “충실한 친구”로서 욥에게 경고하고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난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니”(16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18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21절). “하나님은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22절). 함부로 말하지 말고(23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24절). 엘리후의 충고는 확실하다. “더 이상 죄를 더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욥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게 된다.

18절은 번역이 쉽지 않다. 클린스는 “뇌물”을 “조롱/비웃음”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직역성경(허성갑, 2013)도 1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참으로 노가 당신을 비웃음으로 잘못 이끌지 않도록 하시고 많은 속전이 당신을 치우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cf. 한글개역개정에는 “속전”{[코페르]=33:24}이라는 단어를 생략했다). 애쉬는 존스의 제안을 따라 “뇌물”을 “값비싼 회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는 20-21절에 대해서는 값싼 탈출구로서 죽음을 갈망해서는 안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한 것을 계속 말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로 이해한다(새번역성경 참고할 것). 번역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의 의미는 분명하다.

“이 모든 것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가혹한 듯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욥에게 큰 복음의 진리를 가져다준다. 엘리후는 욥에게, 주권적 하나님의 우주적 능력만이 우주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욥은 끔찍하게 고난받았고, 또 받고 있다. 그러나 욥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항의는 잘못이고 위험하기에, 욥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애쉬)

(3)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행동하신다(36:26-37:20)

엘리후는 뛰어난 설교자로서 냉철한 교리뿐 아니라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사람(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①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심판하려고 능력으로 행하신다(36:26-37:13)

“보라! 하나님은 높으시다”(36:26) 그러기에 그분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신다(cf. 11:7-8). 그분의 하시는 일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cf. 5:9, 9:10, 37:5). 엘리후는 그 예로써,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말한다(36:27-33, 증발-응결-강수, 우레와 번개, 폭풍우). 사람은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36:28, 31b).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복을 주기도 하신다(36:31).

37:1-13의 단락에서도 폭풍에 대한 생생하고 극적인 묘사가 계속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점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음성/소리)이라는 것이다(cf. 37:2, 4, 5, 6, 10, 12). 엘리후는 욥에게 이 폭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고 말한다(37:2). 이것은 하나님의 속박되지 않은 공개적인 말씀이다(37:3-4).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사람과 짐승도 행동을 멈추고 잠잠해진다(37:7-8). 놀랍고도 헤아릴 수 없는(37:5) 이 음성에도 목적은 분명히 있다. 폭풍 구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37:12).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한 방편인 고난도 폭풍과 같이 “징계(막대)를 위하여” 혹은 “긍휼[헤세드]을 위하여” 일한다(37:13).

② 욥을 향한 호소(37:14-20)

“욥이여, 이것을 들으라.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37:14) 엘리후는 욥은 깨달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반어법적으로 명령한다(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cf. 38:4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어지는 엘리후의 질문(37:15-18)은 욥의 지식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일깨우며,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의로운 위대하심(인간과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초월성) 앞에 굴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38장에 “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이어가신다. 엘리후의 연설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공격적인 질문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해설서와 같다.

엘리후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경고한다.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37:22)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③ 결론: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우시다(37:21-24)

우리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37:23). 우리가 밝은 햇빛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그분의 “두려운 위엄”으로 인해 그분을 볼 수도 없다(37:21-22). 그러기에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그분을 “경외” (37:24) 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기’는 욥이 평생 해온 일이었다(1:1, 8, 2:3). 하나님 경외하기가 욥의 지혜였다(28:28).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고통 가운데 했던 몇몇 말이 교만하다고 걱정한다. 엘리후가 이런 부분에서 욥에게 경고하고, 욥의 삶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되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다.” (애쉬)

“마지막 연설에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장엄한 우주적 능력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로 느끼고, 오직 이러한 우주적 능력만이 우주적 정의를 실현하리라고 믿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돕는다. 엘리후는 욥을 비롯해 고난 당하는 모든 신자에게 이러한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구한다. 이 모든 것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다.” (애쉬)




2.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응답(38:1-42:6)

32.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1부): 놀라운 지식(38:1-38)

(1) 사건: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음성(1절)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권능이 크시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한다”고 하였다(37:23-24). “그리고나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폭풍으로부터 그 폭풍 그리고 말씀하셨다”(1절, 히브리어 원문 순서대로 배열함).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23:3)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찾아오셨다. 욥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31:35)라고 겁없이 외쳤다. 그런데 진짜로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욥은 말하기를,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 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9:15)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말을 들으셨고 욥에게 대답하신다. 또 욥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9:32)고 말했었지만 이제 그 일이 일어난다.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변론 자리에 섰으며 그분께 대답하게 된다(40:3, 42:2-6). 이어서 욥은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9:34)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큰 폭풍/회오리바람” 가운데서 두려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엘리후는 37장에서 폭풍우의 두렵고 거친 활동을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37:2)고 했었다. 이제 욥은 폭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셨을까? 예를 들어 욥기의 저자가 엘리후를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대언자라고 명시한 후, 지금까지 했던 엘리후의 말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주면서 욥을 책망하고 깨닫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 어땠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해 혹은 욥에게 너무 화가 나셔서 직접 나타난 것일까? 욥은 지금 아무런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욥에게 영광인가?(그의 갈망이 이루어졌으니?) 혹은 저주인가?(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으니?)

(2) 쟁점: 우주를 아는 완전한 지식(2, 3절)

여호와 하나님의 첫 말씀은 책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말씀을 들으셨고 이미 정죄하셨다. 욥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생각(하나님의 계획/결정=12:12)을 어둡게 하는 자”였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혹은 긍정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이어가시면서 욥에게 대답해보라고 압박하신다. 그 두려운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너가 감히, 너의 죄 때문에 고난/벌을 받으면서도 겁없이 불평하며 회개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을 인정하면서 시작했다(1:1, 8, 2:3).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실 것이다(cf. 42:9).

(3) 대답 1부: 하나님의 지략이 창조된 “무생물”의 질서에서 나타난다(38:4-38)

① 선한 창조 질서에서 악이 차지하는 자리(4-21절)

“처음 다섯 단락은 바다, 어둠,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창조 질서에서 악이 차지하는 자리를 강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하나님의 “생각”, 2절) 말하면서, 욥은-그리고 우리도- 선과 악을, 악이 어디서 어떻게 전체 그림에 맞아 들어가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애쉬)

a. 창조 질서는 기쁘다(4-7절)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큰 건축 프로젝트로 표현하신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처음 질문부터가 욥을 압도하며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느끼게 해 준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니라” 엘리후도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하며 창조자만이 알법한 질문하며 도전했었다(37:14-18). 욥은 당연히 하나님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누가 그 일을 했는지(cf. 잠 8:22-31)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우주의 샛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천상의 존재들)이 다 기뻐하며 창조주께 영광을 돌렸다. 욥은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비난했지만(cf. 9:5-6, 12:22)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는 알지 못한다. “악이 다른 곳에서 이 선한 창조 세계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애쉬)

b. 악은 창조 세계에서 제한적인 자리를 갖는다(8-11절)

성경에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 위험과 악, 궁극적으로 죽음의 상징이다(cf. 7:22). 하나님께서는 마치 문제를 일으키며 돌아다니는 아기를 훈계하듯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가두시고 그 한계를 명령하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 첫째, 아주 분명하게도, 악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이것은 너무나 확실해 놓치기 쉽다- 창조 질서에 악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무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한자리를 차지한다.” (애쉬)

c. 창조 세계의 구조는 악이 어느 날 무너지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12-15절)

창조 질서에 악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이런 상태는 지속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악 앞에서 움츠려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군의 이미지로 새벽/아침을 깨우시는 분임을 암시하면서, 욥에게 “너가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적이 있었느냐”(13절)고 물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빛을 차단하시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을 꺾기도 하신다(15절). 이 단락은 해가 뜰 때마다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 제한적으로 그 자리를 가질 뿐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근본 구조를 보여 주는 깊고 예리한 그림을 욥에게 제시하신다. 깊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한 우주, 악이 필요한 자리가 있으나 그 구조 속에 악의 최종 멸망이 예시돼 있는 우주를 보여주신다... 이 우주에서는 추악한 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일부를 이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애쉬)

d.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자리를 아신다(16-18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어떤 인간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극단, 곧 죽은 자들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 “네가 바다의 샘/깊은 물 밑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을 네가 보기나 했더냐”(16-17절) “바다의 샘/깊은 물 밑”은 죽은 자들의 자리인 스올의 경계에 있는 자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땅(지하세계)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18a절)고 물으신다. 욥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며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한다.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알거든 말하라”(18b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하 세계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며 통치하신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다스리신다(19-21절)

“시적인 우주론에서” 동쪽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광명”이 사는 곳이 있으며 서쪽 지평선 너머에 “흑암”이 사는 곳이 있다. 광명과 흑암은 물리적 묘사를 넘어 선과 악/질서와 무질서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통제하시고 아신다. 욥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풍자적으로 말씀하신다. “네가 알것이다. 네가 창조 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나이가 많으니 알 것이다.” 즉 욥은 창조자도, 신적인 피조물도 아닌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다. 욥은 지금 이 세상에 흑암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② 하늘이 창조 질서를 말한다(22-38절)

a. 눈과 우박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물이다(22-24절)

물은 인류에게 있어서 신비한 원소이다. 어떤 이들은 물을 우주의 기원으로 보기도하고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물(눈, 우박, 비, 이슬, 서리, 바다)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cf. 수 10:11).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관하셨다가 땅에 내리심으로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신다. 24절의 “광명”은 번개를 가리키는 것 같다. 번개와 동풍도 사람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다.

b. 비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물이다(25-27절)

“누가 홍수와 우레와 번개를 일으키는가? 누가 인적이 닿지 않는 곳까지 비를 내리며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생명이 돋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을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조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신다.

c. 막간: 물의 다양한 형태를 생각해보라(28-30절)

하나님께서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를 낳으셨다. 그것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움직이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에 친밀하게 관여하시며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d. 하늘의 세상 통치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31-33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신다. “묘성”(북두칠성)과 “삼성”(오리온 성좌)을 묶고 풀 수 있는지를 물으신다. 31절은 평행절인 32절에 의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천체들을 묶거나 이끌어 낸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시적인 표현이다(애쉬).” 당연히 욥은 우주의 별들(혹은 천상의 존재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할/통치할 능력이 없다. 또한, “하늘의 궤도/규례”를 알 수도, 하늘의 “법칙”을 베풀 수도 없다. 그것은 욥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 밖에 있다.

애쉬는 38:7의 평행에서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서 33절의 “하늘의 궤도/규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의 사건들에 내리는 결정(1-2장)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칙”도 알지 못한다. “1,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모였을 때 무슨 결정이 내려졌는지 안다. 욥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결정의 주권적인 근원이시자 주인이시라고 확신했을 것이다(애쉬).”

e. 생명을 주는 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34-38절)

36절의 번역의 난제에도 불구하고(cf. 많은 번역본들은 “가슴”을 “따오기”로 번역했다. 따오기와 수탉은 비가내라고 나일강에 홍수가 날것을 예고한다고 생각된 새들이었다), 이 단락의 의미는 분명하다. 욥은 구름을 명하여 풍부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으며 번개를 명하여 그것의 순종을 받아낼 수 없다(34-35절). 구름을 통제하여 물을 쏟아 붇게 함으로 마른 땅을 진흙 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38절).

“악을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이원론의 찌꺼기라도 우리의 생각에서 쓸어 내야 한다. 우리는 악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기여 하게끔 창조되었고,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빛을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는 이상하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난과 악 가운데서 이 선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고하심과 우주적 주권을 믿는 더 깊은 믿음, 욥이 지금껏 보여 준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이런 믿음을 향해 가고 있다.” (애쉬)

33.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2부): 자연이 잔혹하냐(38:39-40:5)

(1) 대답 2부: 하나님의 지략이 “동물들과 새들”에게서 나타난다(38:39-39:30)

① 야생 세계의 포식자와 먹이(38:39-41)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물으신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며 ‘어린 사자들’의 배고품을 채울 수 있느냐?” “배고파 울부짖는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이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cf. 시 179:9). 한편, 이 질문 속에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를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짐승은 먹이감으로 희생된다는 사실이다. 까마귀도 그 죽은 짐승으로 배를 불린다. 자연 세계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선과 악(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면), 어둠과 빛이 존재한다.

② 야생 세계에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39:1-4)

욥이 동물탐험가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닌 산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적도 없고 언제가 그 때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다 정해놓은 분이시다. 아기를 낳는 것은 동물에게도 큰 기쁨이겠지만 반드시 “괴로움”(3절)을 통과해야 한다. 괴로움을 통한 새로운 생명은 강해져서 양육을 받고 어른으로 성장한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때문에 두려웠고 더 괴로웠으며 희망을 잃어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희망을 주신다. “고통의 끝이 있으며 반드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③ 야생 세계에서의 자유와 공급(39:5-8)

들나귀는 길들여진 나귀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다니며 빠르게 달린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나귀를 치는 사람의 소리에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이 들나귀를 자유롭게 한 것인가? 하나님이시다. 자유를 주시는 분 묶였던 것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들나귀가 들(사막)과 소금땅(황량한 땅)에 살지만(6절) 들나귀의 자유와 생존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④ 야생 세계에서 나오는 힘과 위험(39:9-12)

성경에서 들소는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시 22:21, 민 23:22, 24:8). 하나님께서는 이 들소를 길들일 수 있겠느냐고 욥에게 물으신다. 그 힘이 좋다고 하여 욥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 들소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사람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소는 얌전한 양과 같으며, 힘으로 따지자면 그냥 밟히면 죽는 벌레와 같을 뿐이다. 그런데 욥은 겁없이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했다.

⑤ 야생 세계의 어리석지만 놀라운 존재(39:13-18)

하나님께서는 타조의 부족함과 어리석은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슬기”(17절)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따오기와 수탉에게는 “지혜와 슬기/총명”을 주셨지만(38:36) 하나님의 뜻대로 타조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하는 주권자이심을 보여 준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 주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주신 것(18절-빨리 달리기)도 있다. 이처럼 우주에는 이해하지 못할 이상함과 역설이 많다. “타조에게 이상한 역설이 있다면, 욥은 세상 통치에 더 이상하고 더 역설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더더욱 인정해야 한다(애쉬).”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대속사역이 역사에거 가장 큰 역설이었음을 기억하자.

⑥ 야생 세계의 두려운 자(39:19-25)

이 단락에서는 군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군마의 강력한 힘과 빠른 달음질, 두려운 위엄과 용맹, 전쟁에 능한 용사와 같은 기량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군마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에 맞는 일을, 죽음과 파멸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침내 할 수 있기에 기뻐 ‘힝힝’ [운다]... 들소의 경우처럼, 여기 욥에게 위협이 되며, 욥이 경험하는 위험과 파괴를 상징하는 생명체가 있다... 욥은 이 궁극적인 전쟁 무기를 이길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야 한다.” (애쉬)

⑦ 야생 세계의 포식자와 먹이(39:26-30)

여기서는 매(새매, 송골매, 또는 황조롱이)와 독수리(콘돌)가 포식자로 등장한다. 독수리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높은 곳에서 예리한 눈으로 들판의 피포식자를 찾아내어 먹이로 삼는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빤다”는 표현은 맹금류의 섬득한 포식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주에는 죽음, 폭력, 포식(동물들 사이에서 그리고 은유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위험, 공포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하신다... 궁극적으로 선이 승리하는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과 통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욥은 악의 문제에 대한 얄팍하고 진부하며 상투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애쉬)

(2) 결론적 도전(40:1-2)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욥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트집을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13:3 변론하다, 22:4 책망하다)라고 평가하신다. 이제 욥은 대답하라는 명령을 다시 받는다.

(3) 욥의 대답(40:3-5)

욥은 하나님께 대답한다. “저는 비천합니다” 이것은 작거나 가볍다는 뜻으로,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욥은 이어서 자신의 입을 가리며 자신이 “거듭 거듭” 말했으니 이제 더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cf. 한글개역개정에는 “한 번”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한 번 두 번”이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거듭 거듭” 말했다는 뜻이다-클린스). 그러나 욥은 회개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자신의 질문에는 대답이 없으시다는 이유에서였을까? 욥의 말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느껴진다.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심으로 저를 압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뭘 바라겠습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은 왠지 욥에게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창조 질서를 만드셨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는다... 세상의 악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하는 세상, 어둠과 죽음이 손을 댄 선한 세상은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욥이 사는 세상이다. 이것이 모든 정직한 신자가 사는 세상이다. 아픔, 불의, 당혹, 슬픔이 있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 실제 세상은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봤듯이, 첫 번째 말씀에 대답의 몇몇 힌트가 있었다. 두 번째 말씀에 더 많은 힌트가 나온다.” (애쉬)

34.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무서운 악(40:6-42:6)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큰 폭풍/회오리바람”으로부터 말씀하신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는 다른 쟁점을 다루며, 욥에게서 다른 대답을 끌어낸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하나님의 ‘지략’(38:2)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둔다(40:8). 첫 번째 말씀은 욥이 정신을 차리고 침묵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반면에(40:3-5). 두 번째 말씀은 욥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42:2) 질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 경험을 매우 강하게 단언하고(42:5, 단지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런 뒤에 분명하게 회개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으로 끝난다(42:6). 훨씬 더 깊고 더 강한 반응이다.” (애쉬)

(1) 서문 I: 질책 “너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40:6-8)

하나님께서는 38:2에서 욥을 책망하신 것보다 더 날카롭게 질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미쉬팟]를 부인하려는 태도를 지녔다고 책망하신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으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다루신다.

(2) 서문 II : 도전 “네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40:9-14)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받은 고난을 위로하거나 그가 괴로워하는 고난의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해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여전히 “큰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며 강한 표현으로 “네 스스로 모든 땅의 재판관이 되어 공의를 실현해 보라”고 도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며 욥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신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9절) 하나님의 말씀(10-14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너가 자신을 그렇게 의로운 자로 여기고, 나를 불의한 자로 여기는데, 그러면 한 번 너의 그 불타는 정의를 쏟아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낱낱이 찾아서 심판을 하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집행해봐라! 그러면 너가 참으로 정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겠으며 너가 구원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겠다.”

(3) 베헤못(40:15-24)

“자, 보라! 내가 창조한 베헤못을.” “베헤못”은 단수인 생명체를 가리키는 복수형 이름이다. 여기서 복수형은 ‘장엄 복수’로 “슈퍼 짐승”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클린스). 베헤못은 하마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설명, 특히 19절은 이 생명체가 자연계의 짐승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베헤못의 힘은 엄청나며 강하다(16-18절). 그것은 강물의 소용돌이에도 놀라지 않으며 모든 위험한 물에도 태연하다(23절). 그런데 누가 감히 그것을 잡으며 길들일 수 있겠는가(24절).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19a절).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19b절)는 말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다(클린스).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복종시키며 마침내 죽이실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4) 리워야단(41:1-34)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에 이어 “리워야단”의 강력함에 대해 서른 네 절에 걸쳐 자세하게 말씀하신다. 먼저, 1-7절에서 압도적인 질문들을 쏟아내신다. “너가 그 어마무시한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있느냐?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길들이거나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죽일 수나 있겠느냐?” 물으신다. 우리는 정확히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악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욥은 이미 알고 있다(3:8). 그것은 바다 뱀/용으로(cf. 31-32절, 시 104:26, 사 27:1) 매우 공격적이며(8절) 사람이 그것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9절, cf. 25-29절).

10-11절에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강한 어조로 설명하신다. “어떤 인간도 그 무시무시한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욥이 그러고 있었다. 욥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 위협(죄인을 삼키시는 거룩한 분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욥은 자신이 의롭고 온전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몰아세웠다(40: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신다. “누가 먼저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것이니라”(11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답변에 설명을 더해주시지 않고 다시 리워야단의 위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신다.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13-14a절, 새번역성경)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의 강력한 외형을 자랑하신다(12-17, 22-24, 30절). 18-21절은 리워야단을 마치 입에서 불을 뿜어대는 용처럼 묘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리워야단은 실제 생존하는 그것 이상의 위협적인 존재를 상징한다(cf. 시 74:14, 계 12:7, 13:1). 어떤 “강한 자들”([엘] 하나님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다)도 그것이 일어날 때는 두려워 도망할 것이다(25절). 그것은 칼이나 창, 화살도 소용없고 그 어떤 무기도 그것에게는 우스울 뿐이다(26-29절). 그것은 강한 용사며 천하무적이다. 그것은 또한, “깊은 바다”도 누비고 다닌다(31-32절).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을 유일무이한 피조물로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왕”이라고 말씀하신다(33-34절).

그러나 이 모든 압도적인 묘사 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리워야단조차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암시가 분명히 있다(cf. 10절, 시 74:13-14) 더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 베헤못과 같이(40:19)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이다(33절, cf. 11절).

(5)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누구인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단지 지상에 존재하는 하마와 악어로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기에는 그것에 대한 묘사가 일치되지도 않을 뿐더러(cf. 18-21, 31-32절) 그 위엄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가 과장되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상징’인 악한 영적 존재와 동일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하벨은 이스라엘 청중이 리워야단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신화에 나오는 바다괴물이나 용신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비록 신화들이 다신론을 배경으로 하지만 성경은 얼마든지 신화 언어를 사용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낸다. 데이비드 앗킨스(BST)는 리워야단을 자연적, 초자연적 힘의 절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클린스는 41장의 리워야단을 1-2장에 등장하는 사탄(대적, 반대자, 원수)과 동일시하며 베헤못은 (파이올의 견해를 따라) 죽음 자체로 이해한다. 파이올(Robert Fyal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이 하마와 악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거대하고 흉포하며 길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우주 자체에 뿌리를 두고 모든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다.” 데릭 토마스는 그의 욥기 주석에서 41장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어둠의 세력과 선의 세력 사이에 일어난 우주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골 2:15).”

시편기자는 이러한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시 104:24-29)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시 74:13-14)

(6)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42:1-6)

욥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창조 질서 속에서 존재하는 초자연적 악의 문제를 다룬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온 땅의 재판관 노릇을 해보라고 하셨다(40:8-14). 당연히 욥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정의와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인을 짓밟을”(40:12) 능력이 없다. 욥은 베헤못의 코를 갈고리로 꿸수도 없으며(20:24)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왕으로 있는”(41:34) 리워야단을 길들일 수도 없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악의 세력조차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이 악의 활동을 통제하시고 자신의 뜻(지략)에 맞게 이용하신다는 사실이다(cf. 1:12, 2:6, 38:10-11, 40:19, 41:4-5, 11, 33). 그러기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2절)

“욥이 고난받을 때 가장 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은 자신을 공격하는 괴물이 매여 있지 않고, 그 맹령한 공격이 쉴 새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 괴물이 제한 없이 마음껏 욥과 욥의 생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욥은 악을 줄에 매어 두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없을까 봐 두렵다. 그러나 있다. 욥은 이것을 깨닫자 경외심에 휩싸인다(42:2).” (애쉬)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공의와 은혜를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악이 우리를 “죽음의 처소”로 영원히 사로잡지도 못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어쨌든, 하나님의 질문들과 묘사들은 욥이 듣기 원했던 “너는 의인이었지만 나의 허락으로 인해 고난받은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며 악을 허락하시는/사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기 보다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5절). 하나님을 본 자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 이제서야 욥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한다(6절).






에필로그: 결국에는 끝이 온다(42:7-17)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받아내셨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와 두 친구(빌닷, 소발)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7, 8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노하고 계시며”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신다(9:11)고 말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계셨다”(완료형). 욥도 그 말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들의 말이 바르지 못했다고 정죄 받는다.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신학 체계, 잘 정돈되고 명확하며 자신들이 보기에 더없이 만족스럽고 깔끔한 체계가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식 뒤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경이도 없고, 경외도 없으며, 갈망도 없고, 열망도 없으며, 자신들의 공식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얘기하며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보는 기도도 없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그 체계의 규범에 만족한다... 하나님이 욥이 자신에 대해 옳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욥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갈망이다... 친구들은 체계를 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한다.” (애쉬)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방법을 계시하신다.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번제로 드리되 욥이 제사장(중보자)이 되어야 한다(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을 속죄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욥은 자신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9:33, 16:19, 19:25), 실제로는 친구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제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딤전 2:5).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며(10절)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욥의 얼굴을 드셨다(직역)”(9절). 욥은 자신을 대변해줄 자를 간절히 원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변호를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공적으로” 변호해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 네 번(7, 8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정해주셨다(cf. 1:8, 2:3). 그리고 이제 “나의 종”의 중보사역으로 정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높이신 것이다.

이제 욥의 변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뿐 아니라 “행동”으로 변호해주신다. 의로운 자가 받아야 할 복을 직접 가져다 주신다. 곤경을 돌이키실 뿐 아니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10절).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12절). 그리고 욥은 연수가 차서 죽는 날까지 평안과 안식과 번영을 누리며 살았다. 그의 나이 140년은 그가 겪었을 고난의 기간(1-2년 혹은 10년?)에 비하면 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교제)안에 영원히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41:11) 욥이 받은 복은 고난을 잘 참아낸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나 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복이 마지막에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야고보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약 5:7, 11).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은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야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결국에는 끝이 온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요 기다림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손에 낮아지며,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이뤄진다. 그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에 복을 받길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지금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온갖 복을 자애롭게 쏟아 부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는 복은 마지막에 쏟아부어 주실 복의 아주 작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애쉬)







시편

성경 해설


시편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시편은 구약의 시가서 가운데 중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을 정경의 말씀으로 모은 책이다.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 ‘테힐림’은 ‘찬양들’을 뜻하고, 헬라어와 라틴어 전통에서 유래한 ‘시편’이라는 이름은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와 관련된다. 그러나 시편에는 찬양뿐 아니라 탄식, 회개, 감사, 지혜, 왕권, 순례의 노래도 들어 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고 노래하도록 가르치는 예배와 신학의 책이다.




2. 책명

히브리어 명칭 ‘테힐림’은 ‘찬양들’을 뜻한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프살모이’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시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책 전체가 탄식과 질문까지 포함하면서도 ‘찬양들’이라 불린다는 사실은 시편의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방향을 향함을 보여 준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시편은 한 사람이나 한 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니다. 표제는 다윗을 가장 자주 언급하며, 모세,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에스라인 에단과 연결된 시들도 제시한다. 시편 90편이 회상하는 모세 시대부터 다윗 왕국, 성전 예배, 바벨론 포로와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별 시가 기록되고 예배 가운데 사용되었으며, 마침내 하나의 정경적 모음집으로 형성되었다. 표제의 히브리어 표현이 언제나 현대적 의미의 저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시편 저작을 연결하는 성경의 증언과 오랜 전통은 분명히 존중해야 한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시편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시편의 개별 노래들은 왕의 즉위, 전쟁과 박해, 죄의 회개, 성전 순례, 공동체의 재난과 구원 같은 실제 상황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노래들은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 수집되었으며,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되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과 고통, 죄와 용서, 기다림과 감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도록 형성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시편 150편은 다섯 권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권은 송영으로 끝난다(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 1편과 2편은 토라를 즐거워하는 의인의 길과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부음 받은 왕을 함께 제시하여 시편 전체의 문을 연다. 제1–2권은 다윗 왕권과 언약의 소망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제3권은 왕국의 붕괴와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탄식한다. 제4–5권은 인간 왕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여호와께서 왕이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온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대답으로 나아간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시편 서론).




6. 핵심 주제와 신학

시편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풍부한 이미지, 반복과 대조를 통해 진리를 전달한다. 각 시는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 왕권시 같은 유형으로 읽을 수 있지만, 한 시가 여러 특성을 함께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편을 교리 명제처럼 평면적으로 읽거나 모든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시적 화자의 상황과 감정의 움직임, 반복되는 이미지, 하나님께 향하는 논지의 전환을 따라 읽어야 한다. 특히 저주시의 호소도 개인적 복수의 허가가 아니라 악을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적 기도로 이해해야 한다.

시편의 핵심에는 여호와의 왕권과 언약적 신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왕, 목자와 피난처, 의로운 재판장이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시편은 다윗 언약과 시온,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죄의 고백과 용서, 고난 속의 탄식,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다. 그러므로 시편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백성이 어떤 믿음과 예배로 살아야 하는지를 형성하는 ‘기도로 된 신학’이다.

시편에는 삶의 두 길, 여호와 경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다루는 지혜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편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에서 얻은 처세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예배, 구원 역사 안에서 삶의 현실을 해석한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수수께끼를 성소에서 새롭게 이해한 것처럼, 믿음의 지혜는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마지막 심판의 빛에서 현재를 바라본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시편의 탄식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다. 시인은 두려움, 버림받은 느낌, 죄책감, 분노와 죽음의 위협을 숨기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단절된 독백으로 남겨 두지 않는다. 그는 불평과 질문을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고,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아직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신뢰와 찬양으로 나아간다. 시편은 성도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언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도록 훈련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시편은 창조주이자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을 다스리실 것을 노래한다. 성전과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출애굽과 과거의 구원은 언약적 신실하심을, 포로기의 탄식과 회복의 찬양은 심판 뒤에도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증언한다. 특히 시편 78편은 출애굽부터 다윗의 통치까지를 지혜의 교훈으로 들려주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반역과 백성을 성실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목양하는 다윗을 대조한다. 왕국이 무너진 뒤에도 시편은 인간 왕조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와 장차 자기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다윗의 왕을 바라보게 한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8. 그리스도와 복음

시편은 다윗의 왕권과 고난, 의로운 왕의 통치,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과 승리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 신약은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고난과 부활과 왕권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읽으며, 예수님 자신도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셨다(눅 24:44; 마 27:46; 행 2:25-36).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반역을 바로잡고 자기 백성을 지혜롭게 목양할 왕에 대한 소망은 참된 지혜이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그렇다고 모든 구절을 역사적 문맥에서 떼어 곧바로 예수님께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먼저 시편의 원래 화자와 언약적 상황을 듣고, 이어 다윗의 자손이며 참된 의인과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와 소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아야 한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브루스 월트키의 시편 기독론적 읽기를 요약함).




9. 읽는 방법

교회는 오랫동안 시편을 공예배와 개인 기도의 언어로 사용해 왔다. 시편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기분과 비슷한 구절만 골라 소비하기보다 시편 전체가 가르치는 찬양, 탄식, 회개, 기다림, 정의와 소망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또한 시편의 ‘나’를 언제나 개인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왕과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읽을 때 시편은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통치를 신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침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결론으로 독자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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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1~41편


시편 1–10편

시편 1편: 두 갈래의 길

생명의 길

A 1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B 2 그러나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토라] 안에 있고 그분의 율법[토라]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자다

C 3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때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운명적인 길

C 4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오직 바람이 몰아치는 겨와 같다

A 5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에 서 있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 안에 서 있지 못한다

갈림길

B 6 이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아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다.

<해설>

1절의 “복이 있는”으로 번역된 [에세르]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로,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한 자를 지칭하는 참된 복, 지복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와 직관된 메시아닉 언어다.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신 바된” 사람이며(6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악인은 결국, 심판으로 망하겠지만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린다(렘 17:7-8). 에스겔에서는 이러한 묘사가 메시아의 회복의 때에 누리게 될 복에 대한 묘사로 등장한다(겔 47:12). 3절의 “형통”은 번영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뜻한다.

때로는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서 그 운명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의인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은 멸망이다. 독자는 은연 중에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 받는다.

시편 2편: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왕을 대적하는 왕들

A 1 왜 나라들이 흥분하며 민족들이 헛된일을 꾀하는가

B 2 땅의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아)를 대적하여

3 우리가 그들의 족쇄들을 끊고 그들의 밧줄들을 우리에게서 던져 버리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비웃음

C 4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비웃으신다 주님[아돈]께서 그들을 조롱하신다

5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분의 진노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말씀하신다

D 6 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법령 선포

D 7 내가 여호와의 규례를 전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C 8 내게 요청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9 네가 철 막대기로 그들을 쳐부술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왕들의 소환

A 10 그러니 이제 왕들아 잘 분별하라 땅의 지도자들아 훈계를 받아라

B 11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12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분의 노가 곧 불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복된 자들이다

<해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시로, 반역적인 계획을 포기하고 아들(왕)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선포한다.

1절은 사도행전 4:25에 인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정죄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자(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의 통치(속박)에서 벗어나기를 모의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신 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주의 임금 여호와시며 그 왕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삼하 7:14). 그러니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자들을 그분께서 가만히 두실 일이 없다. 그분은 그들의 모의를 비웃으시며 그 반역자들을 진노로 멸하실 것이다(5-6, 1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의 모든 나라를 소유로 주셨다. 아들은 그 나라들을 “철 막대기”로 심판하며 다스릴 것이다(9절).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선언하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행 13:33) “철 막대기”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표현된다(계 12:5, 19:15).

그러므로 열방의 왕들에게 제시되는 살 길(복종)은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초청은 최후심판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 간 후에는 하늘의 임금이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너희가 들었으니 교훈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속박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돌보심과 평안’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되 그를 떠나서는 결코 피난처가 없다.” (데릭 키드너)

시편 3편: 어둠의 시간(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시,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가 도망할 때

적개심

1 여호와시여, 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저를 적대하여 일어납니다

2 많은 사람이 저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이 없다 (셀라)

하나님의 보호와 지지

3 그러나 여호와 주님은 저를 위한 방패시며 제 영광이시며 제 머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4 내 소리로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신다

마음의 평화

5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6 나는 나를 적대하여 나의 주위에 정렬해 있는 만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승리와 축복

7 여호와시여, 일어나십시오 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들을 부수셔야 합니다

8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니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복이 있기를 (셀라)

<해설>

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으로부터의 피난은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난다. 제목은 다윗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격은 개인적인 슬픔을 상기시키는 반면 시편 자체는 그보다 큰 적들의 세력을 그린다. 다윗은 많은 적들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어 간다. 그러나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외부의 목소리다(2절, 삼하 16:7-8 “시므이의 저항”).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철저히 의탁한다(삼하 16:12). 그는 계속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간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4절). 비록 지금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자신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인다(5절). 그러므로 그는 그 많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6절). 그리고 그는 겸손히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동하여 주시기를 구한다(7-8절).

“성도의 신앙은 위기를 통해 더욱 견고해 진다. 위기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케 하는 은혜의 수단임에도, 위기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질식되는 경우가 많다. 위기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은 체험적인 은혜를 경험케 되지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거나 침체되기 마련이다. 고백적 신앙은 아름답지만 체험적 신앙을 통해 굳건해지고 확증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침체에 빠지지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의 변장된 축복이다.” (데릭 키드너)

“셀라”는 시의 운율의 강조를 위해 이 부분을 크게 읽으라는 뜻이다.

시편 4편: 평화여 거기 머물라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올바른 기도

A 1 제가 부를 때 제게 응답해주십시오 제 의의 하나님 곤경 중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변심에 대한 응답

B 2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수치스럽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찾으려느냐 (셀라)

C 3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신 줄 알아라 내가 그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뜨거운 머리에 대한 응답

4 너희는 분노하며 죄짓지 마라 너희 침상 위에서 마음 속으로 말하고 잠잠하라 (셀라)

5 의의 희생제물들로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상심에 대한 응답

B 6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여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호와 주님의 얼굴 빛을 저희에게 향하여 들어주십시오

A 7 그들의 곡식과 단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도 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시 찾은 평안

8 평안히 제가 눕고 또 자는 것은 여호와 주님께서만 안전하게 저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저녁기도 형식의 노래[미즈몰]이다. 시편 3편의 압살롬의 반역이 본 시편의 배경이 된다. 다윗은 현재 ‘엄청난 힘에 의해 짓눌려 꿈쩍도 못하고 꽉 끼어 있는 상태’(“곤경”-1절)에 있다.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헛된 일과 거짓 일을 꾸민다(2절). 여전히 많은 사람이 말로써 다윗을 낙담케 하려 하지만(6, 3:2) 다윗은 하나님을 붙든다. 그는 “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1절)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3절).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다. 3:5의 고백과 비슷하게 다윗은 자신이 누워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기 때문임을 고백한다(8절).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확신은 사람들을 경고하며 격려한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공격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지적한다(3절). 그러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죄를 짓지말라고 경고한다(4절, 엡 4:26). 4절은 또한, 자신과 같이 의로운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격려의 말일 수 있다. 의로운 중에 고난 당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를 지키며 잠잠해야 한다(4-5절, cf. “마음 속으로 말하라”는 표현은 “생각하라”는 히브리식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6절은 4-5절이 의인을 격려하는 말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는 하나님께 “저희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달라고 기도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쁨임을 고백한다(7절).

시편 5편: 흐린 새벽

지휘자를 위하여, 관악에 맞춘 다윗의 시

아침을 기다림

1 여호와시여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한숨을 헤아려 주십시오

2 도움을 청하는 제 소리를 주의하여 들어주십시오 저의 왕, 저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3 여호와시여 아침에 주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제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준비하고 바라봅니다

오른편의 챔피온

4 참으로 주님께서는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서 악한 자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며

5 자랑하는 자들이 주님 눈앞에 서지 못하니 주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고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순례자 정신

7 그러나 저는 주님의 풍성한 인애[헤세드] 안에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할 것입니다

8 여호와시여 제 적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저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을 제 앞에 바르게 해주십시오

만연하는 거짓

9 참으로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심중은 파괴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매끄럽습니다

10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들이 많은 죄악를 행했으니 그들을 추방하십시오 참으로 그들이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확실한 피난처

11 그러나 주님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하게 하시되 영원히 기뻐 외치게 하시며 그들을 막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12 참으로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 주시니 여호와시여 큰 방패처럼 기쁨으로 그를 둘러싸십니다

<해설>

1절의 “한숨”을 RSV는 “신음”으로 번역했으며, 39:3(한글개역개정)에서는 “읊조림”으로 번역했다. 이는 “내면의 생각”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며 그분께 기도로 나아간다. 3절(한글개역개정)의 “기도하고”는 준비하다는 뜻으로 곧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배열하는 제사장의 태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여기서는 다윗이 자신을 준비한다는 의미다. “아침”(3절)에 대한 반복적 묘사는 매일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암시한다(cf. 141:2).

4-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적들의 악행을 고발한다.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교만과 거짓을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이 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기도한다(8절).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기를 소원한다(7절). 9-10절은 다시 악인을 고발하며 그들을 벌하사 그들이 자신들의 꾀어 빠지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주셔야 한다. 다윗뿐 아니라 다윗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11절).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인”(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다(12절).

시편 6편: 기도와 눈물

지휘자를 위하여, 팔현금의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1 여호와시여 주님의 노하심으로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2 여호와시여 제가 쇠약하니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시여 제 뼈가 무서워 떠니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3 제 영혼이 매우 무서워 떱니다 주님,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4 여호와시여 돌아오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인하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5 참으로 죽음 안에서는 주님을 기억함이 없으니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나의 눈물

6 제가 탄식함으로 지쳐서 밤마다 제 침상에서 (눈물로) 헤엄치니 제 눈물이 제 침상을 적십니다

7 제 눈이 화로 인하여 쇠약해졌으며 제 모든 적으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셨다

8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10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워하고 매우 무서워하리니 그들이 돌아가서 곧 부끄러워할 것이다

<해설>

시편의 7개의 참회 기도(6, 23, 38, 51, 69, 130, 143) 중 첫 번째 것이다. 다윗이 양심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적 사랑[헤세드]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멈춰 주시기를 기도한다. 2-3절의 “뼈와 영혼”은 물질과 비물질의 대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스올”(5절)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음침한 동굴, 사망의 문, 족한줄 모르고 넓게 벌린 짐승의 입), 이것은 명확한 언어가 아닌 추상적인 언어다. 5절은 단지 어떤 장소로서 “스올”에서는 인식활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배를 침묵시켜버리는 죽음의 비극을 강조하며(30:9, 88:10이후, 115:17),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음(88:5, 14)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스올에서의 부활사상을 암시한다(사 26:19, 단 12:1-3).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순간까지 다다랐음을 인식하며 깊은 탄식과 끊임없는 눈물로 하나님께 메달린다. 8-9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 물러가라고 명령한다. 그는 원수로 인해 겪는 고통(7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고 있다.

“특히 이 시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한 감정의 유형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라는 인성적 고백을 통하여 진노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긍극적으로 성부의 의지에 복종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아들의 간구를 들으셨고(9절), 대적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10절).” (키드너)

시편 7편: 정의를 구하는 통곡

베냐민 자손 구시의 말들에 대하여 여호와를 노래한 다윗의 식가욘

사로잡힌 자

A 1 여호와 제 하나님, 주님 안에 제가 피하오니 저를 쫓는 모든 자로부터 저를 구원하셔서 구해주십시오

2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저를 찢고 뜯어도 구할 자가 없습니다

무죄선언

B 3 여호와 제 하나님 만일 제가 이런 일을 행했으면 곧 제 손에 불의가 있거나

4 화목한 자에게 악하게 행동했거나 제 적들을 까닭 없이 약탈했거든

5 원수로 하여금 제 영혼을 쫓게 하고 따라잡게 하여 제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제 몸을 흙에 거하게 하십시오

의로운 재판관

6 여호와시여 주님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십시오 제 적들의 화에 대해 (몸을) 일으키시고 저를 위하여 깨어나셔서 심판을 명령하십시오

7 민족들의 회중이 주님을 에워싸게 하시고 그들 위에 높은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C 8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을 재판하시니 제 의와 제게 있는 제 완전함에 따라 여호와시여 저를 판단하십시오

D 9 제발 악인들의 악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십시오 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들과 양심들을 시험하신다

C 10 내 방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은 마음이 바른 자들의 구원자시다

11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매일 격노하신다

죄가 끝나면

B 12 만일 악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칼을 가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활을 당겨 겨누신다

13 또 그를 위하여 죽음의 무기들을 준비하시니 그분의 화살들을 화전으로 만드신다

14 보라 그가 죄악으로 진통하며 고생을 잉태하고 거짓을 낳는 것을

15 그가 웅덩이를 파고 또 그것을 깊숙이 파나 자신이 만든 구덩이에 자신이 떨어지니

16 자신의 고생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고 자신의 정수리 위에 자신의 폭력이 내릴 것이다

감사의 찬양

A 17 내가 여호와의 의에 따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해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이 악을 행했다면(3-4절) 원수의 손에 짓밟히게 하시라고 말씀드린다. 3-4절은 아마도 원수들의 중상모략이었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키드너는 압살롬의 중상모략(삼하 15:1-6)을 배경으로 한다고 본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주장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사 자신에 대해 거짓 고소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구한다(6-11절, cf. 35:24).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다(10절).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악인을 대적하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 그분은 전사처럼 항상 준비되어 계시다. 그분의 형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악인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며 스스로 재앙을 자초할 것이다(14-16절, cf. 약 1:15). 다윗의 탄원은 감사로 끝을 맺는다. 그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시편 8편: 하나님의 영광

지휘자를 위하여 깃딧에 맞춘 다윗의 시

영광의 찬양

A 1 여호와 저희의 주님[아돈],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주님의 존귀함을 하늘 위에 두신 분이시여

B 2 주님의 적들 곧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주님께서 능력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3 주님의 손가락들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세우신 달과 별들을 제가 볼 때

C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C 5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위엄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B 6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그로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7 모든 양 떼와 소 떼와 또한, 들짐승들과

8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곧 바닷길을 다니는 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

A 9 여호와 저희의 주님[아돈],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해설>

본 시편은 찬양시로 분류된 시편 중에 첫 번째의 것이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함을 찬양한다. 대적들은 ‘세상의 약한 자들’의 찬양으로 잠잠하게 될 것이다(cf. 마 21:16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묵상할 때에 사람은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5절의 “하나님[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천상적 존재”로 이해하고 번역했으며 히브리서 2:7, 9은 그 번역을 따랐다. “조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잠시 동안”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피조물이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 “잠시 동안” 복종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묘사한다(히 2:8-9, 시 110:1).

시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 저희의 주님[아돈],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라는 경탄으로 수미쌍관을 이룬다.

시편 9편: 하나님, 심판자와 왕

지휘자를 위하여 뭇랍벤에 맞춘 다윗의 시

승리 후의 비전

A 1 <알렢> 제가 온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2 제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 할 것입니다

B 3 <베트>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날 때 그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리니

4 이는 주님께서 제 공의와 제 재판을 행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5 <기멜> 주님께서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지우셨습니다

6 <헤> 그 원수는 영원토록 완전히 황무하게 되었고 성들은 주님께서 뿌리 뽑으셨으니 그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C 7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셔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시고

8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하게 민족들을 재판하실 것입니다

9 <봐브> 여호와께서는 억눌린 자를 위한 요새시니 환난 때에 요새십니다

10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여호와 자신을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D 11 <자인> 시온에 사시는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전하여라

C 12 참으로 피 흘림을 찾아내시는 분이 그들을 기억하시니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역경속의 비전

13 <헤트> 여호와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제 괴로움을 보십시오 죽음의 문들로부터 저를 높이 드시는 분이시여

14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모든 찬양을 전하게 하시고 딸 시온의 성문들 안에서 제가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B 15 <테트> 나라들은 자신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신들이 숨긴 그물에 자신들의 발이 걸린다

16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로 올무에 걸린다 (힉가욘, 셀라)

17 <요드>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가 (스올로 돌아가니)

18 <카프> 참으로 궁핍한 자가 영영 잊히지 않고 가난한 자의 희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A 19 여호와시여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십시오

20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놓으셔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람임을 알게 하십시오 (셀라)

<해설>

시편 9편과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렢>부터 시작하여 <타브>까지 각 첫 글자로 시작하는 아크로스틱(acrostic) 형태로 원래 하나의 시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악인들을 온전히 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3-8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재판하신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소망이 된다(3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고백한다(1-2절).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10:1)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9-10절). 그분은 “가난한 자(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12절).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 스올에 들어가며 궁핍하고 가난한(겸손한) 자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되리라고 선언한다.

19-20절에서 다윗은 전사이신 하나님께 “일어나소서”하고 간구한다(10:12).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들이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한다(cf. 39:11).

시편 10편: 주님, 일어나소서

폭군에 대한 묘사

1 <라메드> 어찌하여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2 악인이 오만하게 가난한 자를 박해하니 그들이 생각해 낸 악한 꾀들에 자신들이 잡히게 하십시오

3 참으로 악인은 자신의 탐욕을 찬양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축복하며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4 악인은 그의 코가 높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의 모든 악한 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5 <멤>그래도 그의 길들은 언제나 지속되며 주님의 심판들은 그 앞에서 너무 높으니 그의 모든 적을 그가 훅 불어 버립니다

6 그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7 <페>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압제로 가득 찾고 그의 혀 밑에는 고생과 죄악이 있습니다

8 그가 마을들의 매복처에 앉아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아인> 그의 눈으로 가련한 자를 지켜봅니다

9 그가 굴 안의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매복하되 가난한 자를 잡아채려고 매복하고 자신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여 가난한 자를 잡아챕니다

10 그래서 가엾은 자들이 부서지고 위축되니 그는 힘으로 가련한 자들을 쓰러지게 합니다

11 그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잊었고 그의 얼굴을 숨겼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생자의 기도(일어나소서)

12 <코프>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손을 드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13 무엇 때문에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찾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까

14 <레쉬> 주님께서 보셨으니 참으로 주님께서 고생과 화를 주님의 손으로 주시려고 보십니다 가련한 자가 주님께 자신를 맡기니 주님은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15 <쉰> 악인의 팔을 부수십시오 주님께서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그의 악을 찾아내십시오

16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그분의 땅에서 망합니다

17 <타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 바라는 것을 들으십니다 여호와시여 그들의 마음을 확정시키시고 주님의 귀로 잘 들으십니다

18 고아와 억눌린 자를 변호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이 무섭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해설>

시편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다. 라틴어 벌게이트역은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간주하여 칠십인역을 따르는 개신교 성경의 시편 번호와는 다르다.

9편에 비해 10편은 개인적인 간구가 부각된다. 1절의 “환난 때”는 9편 9절과 연결고리가 된다. 시인(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횡포가 가득한 때에 어찌하여 숨으시는지 묻는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찾지도 않으며(한글개역개정 번역과 다름),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다(3-4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5-6절),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7절) 승승장구하다(5a절). 악한 자들은 특별히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헤르카]를 엿보다가 넘어지게 한다(8-10절, cf. [헤르카]는 구약에서 오직 시 10:8, 10, 14에만 나오는 단어로 억압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가리킨다. 2, 9, 12, 17절의 “가난한 자”[아나브]는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강조하며 “겸손한 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9:12, 18).

시인은 폭군의 신성모독적인 행위(3절)와 생각들(4절-“하나님은 없다”, 11절-“하나님이 잊으셨고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13절-“주는 찾아내지 않으신다”)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한다(12절, 9:19).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나셔야 한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 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 내십시오”(15절). “찾다”[다라쉬]라는 동사는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한글개역개정에는 “감찰하다”-4, 13절-로 번역되었다). 9편과 10편에서 이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를 끝까지 추척하여 찾아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9:12 “심문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16-17절).




시편 11–20편

시편 11편: 공포와 평안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절망의 외침

A 1 여호와 안에 내가 피하였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너희 산에서 새처럼 도망하라 하느냐

B 2 보라 참으로 악인들이 활을 당겨 마음이 바른 자들을 캄캄한 데서 쏘려고 그들의 화살을 시위에 걸고 겨누었으니

3 그 기초들이 허물어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망각된 차원

C 4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 그분의 눈이 보시고 그분의 눈꺼풀이 인자들을 시험하신다

B 5 여호와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셔서

6 악인들에게 숯불과 유황과 맹렬한 바람을 내리시니 그들 잔의 몫이 될 것이다

A 7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행위들을 사랑하시니 바른 자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의 유형은 확신이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다윗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한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충고한다. 이것이 원수의 말이든 다윗을 위하는 자의 말이든 다윗은 이미 자신은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삼았다고 고백한다. 3절의 해석은 약간 난해하다. 그것은 무정부상태에서 아무것도 시도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든가 다윗이 그 백성의 기초(주축)이 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 키드너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권면으로 해석한다.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며 그분의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을 살피신다고 고백한다(4절, cf. 합 2:20).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며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cf. 요 14:21).

시편 12편: 쉽게 말하는 잔인한 사람들

지휘자를 위하여 팔현금에 맞춘 다윗의 시

선동의 힘

A 1 여호와시여 구원해 주십시오 참으로 경건한 자가 끊어졌으며 충실한 자들도 사람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B 2 사람들이 허위로 서로 말하며 매끄러운 입술로 말하니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C 3-4 그들이 우리 혀로 우리가 이기고 우리 입술로 우리가 이기니 누가 우리의 주님[아돈]이랴 하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매끄러운 모든 입술을 끊으시고 큰 소리 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진리의 반격

C 5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파멸과 궁핍한 자들의 신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나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라고 그에게 단언하십니다

B 6 여호와의 말씀들은 정결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정제된 은과 같으니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7 여호와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리니 이 세대로부터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A 8 무가치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해설>

다윗은 외로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경건한 자도, 충실한 자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한다. 악인들은 거짓을 말하며 “매끄러운” 입술로 아첨하고 자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입술을 제어할 생각이 없다(4절). 다윗은 “악인들이 날뛰는” 세대 가운데에서 자신과 같이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7-8절, cf. 요 17:11). 그는 하나님의 말씀(약속)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로 인하여 일어나사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실 것이라 말씀하셨다(5절). 그분의 말씀은 사람의 거짓된 입술과 달리 순결하며 변치 않으신다(6절).

시편 13편: 적막감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1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주님께서 영원히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시렵니까

2 언제까지 제가 제 속에 계획들을 두고 종일 제 마음에 번민이 있게 하시며 언제까지 제 원수가 제 위에 높이 있게 하시렵니까

간청

3 저를 보시고 응답하십시오 제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 눈을 밝게 하시고 제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셔서

4 제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 적들이 제가 흔들릴 때 즐거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확신

5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의지하고 제 마음이 주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며

6 제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제게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설>

다윗은 원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언제까지입니까”라는 외침이 네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간구한다. 하나님의 “인애”[헤세드](5절)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이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셨음을 그리고 후대하실 것임을 고백한다(cf. 116:7).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 (1)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하나님은 없다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타락하여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평가 받는 인생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신다 분별력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3 그 모두가 치우쳤고 함께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커다란 오산

4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 거기서 그들이 정녕 두려워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큰 날의 도래

7 누가 시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인가 여호와께서 포로 된 그분의 백성을 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53편과 거의 같으며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함을 한탄한다. 그들은 백성들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4절, cf. 잠 30:14).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을 안다. 그들은 이러한 지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은”[나발]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가난한 자”의 편이 되신다. 그러므로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시편 15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의 시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1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님인 사람

2 완전하게 걸어가고 공의를 행하며 자신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3 혀로 험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친지를 비난하지 않으며

4 망령된 자를 자신의 눈으로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해로운 맹세를 했어도 바꾸지 않고

5 이자를 (받으려고) 자신의 돈을 주지 않으며 죄 없는 자에 대한 뇌물을 받지 않는 자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해설>

이 시편에 나타난 질문과 답변 형식은 고대사의 특정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델로 하고 있다. 2절의 “정직”(한글개역개정)으로 번역된 [타밈]은 비난이나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이 완전한, 흠 없는 온전함을 의미한다(cf. 창 17:1, 신 18:13). 완전함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다(신 32:4, 시 145:17). 완전한 자는 혀(2b-3절)와 탐욕(5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다(4절).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4:3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냐 물으며 그가 바로 “영광의 왕” 그리스도라는 암시를 준다(24:7-10).

시편 16편: 내 모든 기쁨

다윗의 믹담

충실한 종

1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참으로 제가 주님 안에 피합니다

2 (제 영혼이) 여호와께 주님은 주님[아돈]이시며 제 복이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3 그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저의 모든 기쁨인 귀인들에게

4 다른 (신을 따라) 급히 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많아지리니 그들의 피로 드리는 술제물을 제가 붓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5 여호와만 제 분깃과 잔이시니 주님께서 제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6 제 (경계의) 줄들이 아름다운 곳에 떨어졌으니 정녕 제 유업이 사랑스럽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7 제가 저에게 조언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밤에도 제 양심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8 제가 항상 제 앞에 여호와를 모셔서 참으로 그분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므로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9 그러므로 제 마음이 기쁘고 제 몸이 즐거워하고 제 몸도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10 이는 주님께서 제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주님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의 존전에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편에 즐거움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해설>

“믹담”은 고대의 헬라어나 라틴어 및 탈굼 역본에서 ‘기록’이라는 의미의 “막티브”의 다른 표현이거나 실수일 것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유일한 복으로 고백한다(cf. 73:25). 다윗은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며 스스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3-4절, cf. 키드너는 3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한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속들은 내가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분깃으로 인식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며 양심(콩팥)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즐거워한다(7, 9절).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충만한 기쁨임을 알고 있다(8-9, 11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주의 거룩한(경건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바라 본다. 베드로는 8-11절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한다(행 2:25-28). 바울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10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 적용한다(행 13:35).

시편 17편: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

진실에 대한 호소

1 여호와시여, (제) 의로움을 들으시고 제 울부짖음을 잘 들으시며 속임이 없는 제 입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 주님 앞에서 제 판결이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이 공정하게 보십시오

3 주님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오셔서 주님께서 저를 시험하셨으나 (흠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제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4 사람의 행실로 말하면, 주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저는 (제 길을) 포악한 자의 길들로부터 지켰습니다

5 제 발걸음이 주님의 길들을 붙들어서 제 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호소

6 제가 주님을 부르니 참으로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7 주님의 인애[헤세드]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피하는 자들의 구원자시여

8-9 저를 파괴하는 악인들로부터 저를 둘러싸서 목숨을 노리는 제 원수들로부터 눈동자처럼 저를 지키시며 주님의 날개 그들에 저를 숨기십시오

죽이려는 욕망

10 그들은 그들의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11 그들은 우리 발걸음을 지금도 에워싸서 그들의 눈이 땅에 뻗쳐 있습니다

12 그의 모습은 찢기를 열망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앉아 있는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정욕의 대가

13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시여 그의 얼굴 앞으로 가셔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으로부터 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14 여호와 주님의 손으로 인생들 곧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 삶에서 그들의 몫은 주님의 재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자식들도 배불리며 그들의 남은 것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놓아두는 것입니다

15 저는 의로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제가 깰 때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탄원시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한다.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한다(3절). 다윗은 자신의 입과 발걸음을 지켰다(3, 5절).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하며(1, 6, 8-9, 14절)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시며 의인의 길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 다윗의 간구의 근거는 “자신의 의”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7절). 그는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10절의 “그들의 기름에 잠겼다”는 표현은 비만함을 나타내며 어리석다는 것을 은유한다(cf. 119:70). 후반부에서 다윗은 악한 자들을 고소하며(11-12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그 악인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구원해주시기를 기도한다(13절). 15절의 “의로운 중에,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소망은 11:7, 16:9에서와같이 부활을 암시한다. 대를 이어가며 부를 누리는 대적들의 분깃(14절)은 잠깐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누릴 영원한 복락을 바라본다.

시편 18편: 전사되신 왕의 돌보심

지휘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 말들로 여호와께 부른 것이다

피난처

1 그가 말하였다 제 힘이신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구하는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다

3 찬양받으실 분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받는다

구조

4 죽음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며

5 스올의 줄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음의 올무들이 내게 다가와도

6 나의 환난 때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청하니 그분께서 내 소리를 그분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도움을 청하는 내 (소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7 그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며 산들의 기초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요동하였다

8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삼키는 불이 (나오니) 그것으로부터 숯들이 피었다

9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이시고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아래는 흑암이다

10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시니 바람 날개로 휙 날아가신다

11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의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초막 주위에 흑암의 물과 공중의 짙은 구름들을 두셨다

12 그분 앞의 광채로부터 우박과 숯불들이 그분의 짙은 구름들을 지나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으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소리를 내셔서 우박과 숯불들을 (피우신다)

14 그분께서 그분의 화살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신다

15 여호와시여 주님의 꾸지람 때문에 주님의 콧바람의 김 때문에 바다 밑의 길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납니다

16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손을) 뻗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강한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7 그분께서 나를 내 강한 원수로부터 구하셨으니 나보다 담대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하셨다)

18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내게 다가왔으나 여호와께서 내 의지하는 분으로 계셨다

19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길은 완벽하다

20 여호와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후대하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으시니

21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들을 지켜서 나의 하나님께 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2 그분의 모든 법규가 내 앞에 있어서 그분의 규례들에 내가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완전하게 있어 내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켰으므로

24 여호와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으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갚으신다)

25 신실한 자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삐뚤어진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27 참으로 주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28 참으로 주님께서 제 등불을 켜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어둠을 밝히십니다

29 참으로 주님 안에서 제가 군대를 (향해) 달리며 제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30 하나님은 그분의 길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뢰할만하니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방패시다

승리와 패주

31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32 그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능력으로 동여매게 하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 내 발을 암사슴들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우셔서

34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가르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

35 주님께서 제게 주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님의 오른팔이 저를 붙들었고 주님의 온유함이 저를 크게 하셨습니다

36 주님께서 제 밑에 제 걸음을 넓히시니 제 발목이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37 제가 제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아 그들을 끝장낼 때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38 제가 그들을 치니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제 발 아래 쓰러집니다

39 주님께서 전쟁을 위하여 제 허리를 능력으로 동여매게 하시고 저를 대적하는 자들을 제 밑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40 제 원수들이 제게 등을 보이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저로 끝내게 하십니다

41 그들이 도움을 청하나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니

42 제가 그들을 바람 앞의 재처럼 빻고 거리들의 진흙처럼 쏟아 버릴 것입니다

43 주님께서 백성의 다툼들로부터 저를 구하시고 이방 나라의 머리로 저를 삼으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저를 섬깁니다

44 그들이 귀로 소문을 듣고 제게 순종하니 이방인들이 제게 굽실거리고

45 이방인들이 풀이 죽어 그들의 감방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송영

46 살아 계시는 여호와 제 반석을 송축합니다 제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아지십니다

47 그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복수하셔서 민족들을 제 밑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고

48 제 원수들로부터 저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 대적자보다도 저를 높이시고 포학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구하십니다

49 그러므로 여호와시여 제가 이방 나라들 안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50 그분께서 그분의 왕에게 큰 구원을 행하시며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애[헤세드]를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베푸십니다)

<해설>

표제는 사무엘상 22:1과 유사하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여기와 36편에서만 나타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 반석, 산성, 구원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로 묘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1-2절).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 가운데 내려오신다. 그분은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위엄과 공포 가운데 임재하신다(7-13절, cf. 출 19:8). 다윗은 많은 전쟁터와 도피중에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였다. 비록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을 통한” 승리는 아니었을 지라도 다윗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임을 고백한다(14절-“그가 그의 화살들을 보내셔서 흩으시고” 15절-“손을 뻗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건져내셨다”). 그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덕분임을 고백한다(17-19a절).

20-24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여(사랑하여) 주신 것이 곧 자신의 구원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19b절, cf. 50절, 13:5, 17:7 “인애”[헤세드]).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받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완벽하게 합한 자이시며 20-24절의 표현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에(25-27절)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한다(29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30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시며(신 32:30-31) 능력의 유일한 원천임을 믿는다(31-36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즉 겸손히 낮아지심(몸을 구부리심)으로 다윗을 도우셨다(35절).

37-45절은 대부분 미완료형으로 미래 또는 지속적인 행동을 뜻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한다(37-40절). 그들은 부르짖어도 구원자를 찾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40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러 민족 가운데 높이시고 이방 자손들로 하여금 그에게 굴복하며 섬기게 하셨다(43-45절). 이러한 묘사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적용된다.

마지막 부분(46-50절)은 송영으로 다윗은 보복해주시며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심으로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찬송한다. 바울은 48-49절을 로마서 15:8-12에서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자”)의 사역과 연관하여 인용한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3:16에서 다윗의 후손은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시편 19편: 하늘과 계시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자연의 웅변

A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궁창이 전한다

B 2 낮은 낮에게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3 말이 없고 언어가 없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4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 나갔고 세상 끝까지 (하늘의) 말이 있다 태양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늘 안에 장막을 두셨으니

5 (태양은) 자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기뻐한다

6 (태양은) 출구는 하늘 끝에서부터고 (태양의) 운행은 저 끝까지니 (태양의) 열기로부터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의 명료함

C 7 여호와의 율법[토라]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법도들은 올바름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순결하여 두 눈을 밝게 하며

9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판결들은 진리니 그것들 모두가 의롭습니다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다니

B 11 주님의 종도 그것들로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지키므로 많은 상이 있습니다

12 실수들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숨은 허물들로부터 저를 죄 없다고 해주십시오

13 또한, 주님의 종을 거만한 죄들로부터 막으셔서 그 (죄)들이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완전하여 제가 많은 범죄로부터 깨끗할 것입니다

A 14 제 입의 말들과 제 마음의 중얼거림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제 반석이시며 제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해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늘과 궁창 그리고 태양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를 더욱 부각시킨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하였다(롬 1:20).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를 끊임없이 기뻐하며 외친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cf. 롬 10:16, 18).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와 생명을 준다(7절).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증거, 법도, 명령, 판결)를 찬양하며 그것을 사모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자신의 죄를 살피기 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경고해주시고 그 죄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13절). 다윗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응답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 14절의 마지막 간구는 다윗의 바람의 진실성을 보여 준다.

시편 20편: 환난의 날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주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보호하시며

2 그분이 성소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당신을 붙드시며

3 당신의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셀라)

4 그분이 당신 마음에 따라 당신에게 주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5 저희는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외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6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니 그분의 오른손의 구원의 능력들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7 이 사람들은 전차를 (의지하고) 이 사람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저희는 저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8 그들은 무릎 꿇고 넘어지나 저희는 일어나 서로 도와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9 여호와시여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저희가 부르는 날에 그가 저희에게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해설>

20편과 21편은 한쌍의 제왕시로서 왕을 위한 기도이며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20:7). 본 시편은 예배의식 중에 회중과 왕이 교차하여 부르는 형식의 시로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1-5절에 나타나는 “당신”은 “기름부음 받은 자, 왕”(6, 9절)을 가리킨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한다. 6-8절은 백성들의 축복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왕의 대답이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6-7절). 이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임을 예표한다. 9절의 “구원해주십시오”는 히브리어로 [호쉬안나]이다(cf. 마 21:9).




시편 21–30편

시편 21편: 기쁨의 날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왕과 주님

A 1 여호와시여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왕이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B 2 그의 마음의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3 참으로 주님께서 선한 복들을 (가지고) 그 앞에 가셔서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4 그가 주님께 요청한 삶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장수의 날들입니다

5 주님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이 크니 존귀와 위엄을 주님께서 그에게 놓으셨습니다

6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복들을 두시며 주님의 얼굴로 그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 참으로 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애[헤세드]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과 그의 원수

B 8 주님의 손이 주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며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9 주님의 얼굴의 때에 주님은 그들을 불타는 화덕처럼 만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니 불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10 주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땅으로부터 멸하시리니 그들의 씨를 사람 중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11 이는 그들이 주님께 악을 도모했으니 이룰 수 없는 악한 꾀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2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활을 겨누셔서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홀로 계시는 주님

A 13 주님의 권능으로 여호와시여 높아지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20편의 왕을 위한 기도가 응답된 것(승리)을 노래한다(2절, cf. 20:4). 이스라엘의 승리는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순금 관을 씌우시고 영원한 장수와 영광 그리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다(3-6절, cf. 삼하 7:16). 이러한 언급은 하나님의 “인애”([헤세드]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이상적인 왕을 예표한다. 이 왕은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후손까지 멸할 것이다(8-10절, cf. 계 6:16은 9절을 반영한다). 11-12절은 원수의 음모가 꺾이고 도망치는 모습을 그린다.

시편 22편: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지휘자를 위하여 아엘렛핫샤하르에 맞춘 다윗의 시

어둠의 힘

1 제 하나님 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 구원으로부터 제 고함치는 말로부터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2 제 하나님 제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치 않으나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4 저희 조상들이 주님을 의지했으니 그들이 의지하였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5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출받았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레요

6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난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7 저를 보는 모든 자가 저를 조롱합니다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머리를 흔들며

8 여호와께 맡기니 그분이 그를 구하실걸 그분이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실걸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9 참으로 주님께서 (어머니) 배에서 저를 꺼내셨으니 제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제 신뢰자이셨습니다

10 태에서부터 주님께로 저는 내던졌으니 제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11 저로부터 멀리 가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약탈과 위협

12 많은 수소가 저를 에웠쌌으니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13 찢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들이 제게 그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14 저는 물처럼 쏟아져서 제 모든 뼈들이 분리되었으며 제 마음은 초처럼 되어서 제 속에서 녹았습니다

15 제 힘이 토기조각처럼 말랐고 제 혀는 제 잇몸에 붙었으니 주님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두셨습니다

16 참으로 개들이 저를 에워쌌으니 악을 행하는 무리가 저를 둘러싸고 사자처럼 제 손과 제 발을 (찢었습니다)

17 제가 모든 뼈를 셉니다 그들은 주시하여 저를 보며

18 (그들을) 위하여 제 옷을 나누고 제 옷 위에 제비를 던집니다

그러니 주님 여호와시여

19 그러니 주님 여호와시여 멀리 가지 마소서 제 힘이시여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20 제 영혼을 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개의 손으로부터 제 유일한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21 저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십시오 들소들의 뿔로부터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기쁨의 확산

22 제가 주님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를 공경하여라 그를 두려워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24 참으로 그는 멸시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의 간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기지 않으시며 그가 도움을 청할 때 그를 들으신다

25 큰 모임 가운데서 (하는) 제 찬양이 주님에게서 나왔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제 서원을 제가 갚을 것입니다

26 겸손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끝없는 왕국

27 땅끝까지 모든 땅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28 참으로 그 왕국은 여호와의 것이며 그분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시다

29 먹고 경배하여라 땅의 모든 기름진 자들아 그 앞에 무릎 꿇어라 흙으로 내려가서 그 영혼이 살지 못하는 자들아

30 자손이 그분을 섬기리니 대대로 그 주님[아돈]이 전해질 것이다

31 그들이 와서 그분의 의를 전하리니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생생한 십자가와 직면하여 읽을 수 없다. 본 시편은 예언을 온전히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의 겸손과(복수를 위한 탄원이 없다) 전 세계를 품는 소망이 담겨 있다.” (키드너)

키드너는 1절의 “나의 하나님”을 히브리적 사고에 따라 “하나님! 나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심을 믿으며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응답하신 분이셨음을 고백한다(5절).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계속한다(19-21절).

다윗은 6-8절에서 다시 자신의 상한 상태를 토로한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조롱은 다윗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다(cf. 마 27:43).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9-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시거나 멀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내적 고통은 그 반대인 것 같다(12-18절). 그러기에 고뇌 가운데 외친다. “나로부터 멀리 가지 마소서”(11, 19절). 다윗이 겪는 고통을 묘사하는 부분들(7-8, 18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할 때 그대로 인용된다.

22절부터는 확신에 찬 분위기로 바뀐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24절, 완료형). 그러기에 다윗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찬양한다(22절). 25-26절은 서원을 따라 행해진 희생제사와 그 잔치를 배경으로 한다(레 7:16). 그 기쁨은 가난한(겸손한) 백성들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도 전해진다(26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자의 간구를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찾는 자들로부터 숨지 않으시는 분이시다(24절).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뿐만 아니라,(23절)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선포한다(27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와 그 후손은 그에게 돌아와 그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시편 23편: 목자와 친구

다윗의 시

목자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2 푸른 초장에 그분이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3 내 영혼을 그분이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4 제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5 주님께서 제 앞에 제 적들 맞은편에서 상을 차리시며 주님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6 오직 선하심과 인애[헤세드]가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오랜 날들을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다

<해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한 은유인 목자로 고백한다. 그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게 먹이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인해 다윗은 영적인 소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된다(3절). 양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목자가 악한 짐승에게서 양을 지킬 것이며(막대기) 양이 잘못된 길로 갈때에 인도할 것(지팡이)이기때문이다. 양은 아무런 걱정없이 풀과 물을 먹기 위해 목자를 따라 그 골짜기를 지난다.

5-6절에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주인(왕)과 손님의 이미지로 바뀐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높이 세우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시편 24편: 영광의 왕

다윗의 시

만유의 창조

1 땅과 그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 세상과 그곳에 사는 자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2 참으로 그분께서 바다 위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강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다

모든 것의 거룩함

3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으며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겠는가

4 손이 깨끗한 자와 마음이 순수한 자, 헛된 것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들지 않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니

5 그는 여호와에게서 복을 받으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의를 (받는다)

6 이런 자가 그분을 구하는 세대이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입니다 야곱아 (셀라)

모든 승리자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옛 입구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한 자요 용사이신 여호와,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들을 들어라 옛 입구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10 영광의 왕 그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역대상 16장을 배경으로 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을 은유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2절은 “땅이 물에서 나오는”(벧후 3:5) 모습을 묘사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으로,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그곳에 가까이 할 수 있다(cf. 15:1-5). 마음이 청결한 자(4절), 하나님께 의를 받은 자(5b절),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는 자(6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다(5a절, 미완료형).

3절(15:1)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오직 왕이시며 전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cf. 계 19:11-16 “만왕의 왕, 만주의 주”). 7-10절은 승리하신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고 선포한다. 모든 문들은 머리를 들어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

시편 25편: 간청의 알파벳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시

A 1 <알렢> 주님께, 여호와시여, 제가 제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B 2 <베트> 제 하나님, 주님을 제가 신뢰하오니 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제 원수들이 저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C 3 <기멜> 또한,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배신자들은 빈손으로 부끄럽게 하십시오

D 4 <달렡> 주님의 도를 여호와시여 제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들을 제게 가르쳐주십시오

5 <헤> 주님의 진리로 저를 인도하셔서 저를 가르쳐주십시오

E <봐브> 참으로 주님은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F 주님을 제가 온종일 기다립니다

G 6 <자인> 여호와시여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인애[헤세드]들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그것들은 옛적부터 있었습니다

H 7 <헤트> 제 어릴 때의 죄들과 제 범죄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애[헤세드]에 따라 여호와 주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I 8 <테트> 여호와는 선하고 바르시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신다

9 <요드> 겸손한 자들을 공의로 인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신다

J 10 <카프>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이다

J 11 <라메드>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 죄악이 많으나 용서해주십시오

I 12 <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그분이 그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13 <눈> 그 자신이 잘 살 것이고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H 14 <싸메크> 여호와의 친밀함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고 그분의 언약은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있다

G 15 <아인> 내 눈이 항상 여호와께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F 16 <페> 제게로 향하셔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혼자며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E 17 <짜디> 제 마음의 고통이 크니

D 제 괴로움에서 저를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18 <레쉬> 제 괴로움과 제 고생을 보시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C 19 <레쉬> 제 원수들이 많은 것을 보십시오

B 20 <쉰> 제가 주님 안에 피했으니 제 영혼을 지키시고 저를 구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A 21 <타브> 완전함과 정직함이 저를 지키게 하십시오 참으로 저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Z 22 <페>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십시오

<해설>

키드너는 25편의 주제를 네 가지로 살핀다.

대적들: 대적들의 승리는 다윗에게 수치이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수치가 된다(2-3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해주시기를 기도한다(20절).

인도하심: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다(4, 5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9, 12, 15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참회하는 자다(8-10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언약적 친밀함으로 이끄신다(cf. 14절의 “친밀함”[소드]는 ‘망설임 없이 토로하고 문제를 해결 받는 논의council/counsel를 가리킨다. 렘 23:18, 암 3:7).

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헤세드]에 의지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한다(6-7, 11절).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호소는 마치 처벌을 거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은(7절) 스스로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이다(8절).” (키드너)

신뢰: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고백한다. 그는 고난 중에서 온종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5c절). “믿음은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망 중에서 기다림”이다.

시편 26편: 순수한 헌신

다윗의 시

숨길 게 없다

1 여호와시여 저를 재판해주십시오 참으로 저는 완전함으로 걸었습니다 여호와를 제가 의지하니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2 여호와시여 저를 조사하셔서 저를 시험하십시오 제 양심들과 제 마음을 정련하십시오

3 참으로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제 눈앞에 있어 제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갑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

4 제가 헛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5 제가 악을 행하는 모임을 미워하며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분의 법정 안으로

6 제가 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호와 주님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 감사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전합니다

8 여호와시여 저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 곧 주님의 영광의 처소를 사랑합니다

장래가 없는 사람들

9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제 생명을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10 그들의 손에는 간계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11 그러나 저는 완전함으로 걸어가리니 저를 구속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 제 발이 평탄한 곳에 서서 회중 가운데서 제가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해설>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1, 11절)을 언급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지금 불경건하며 악행하는 자들(4-5, 9-10절) 가운데 둘러싸여 괴로운 중에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알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를 의지하고 있다(3절). 다윗은 사람들의 악행을 동조하지 않고 미워하며(5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며 행동한다(2절).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사모하며 그곳에 이르기를 소원한다(8, 12절). 이것이 다윗이 완전함에 걸으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 “완전함”[타밈]은 무결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미쉬파트]에 대한 전심이나 성실함을 의미한다. 11절에서 “걸어간다”는 동사는 1절(완료형)과는 다르게 미완료형으로 쓰였으며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다윗의 의지와 다짐을 표현한다.

시편 27편: 나의 빛과 나의 구원

다윗의 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A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삶의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B 2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내 적들과 내 원수들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졌다

3 부대가 내 앞에 진을 쳐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나를 (치러) 일어나도 여전히 내가 안전할 것이다

성전

C 4 내가 여호와께 요청한 것 한 가지 그것을 내가 찾으리니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전에 드나들며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D 5 이는 그분께서 악한 날에 초막 안에 나를 보호하시리니 그분께서 그분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서 나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6 지금 내 머리가 내 주위의 내 원수들 위에 높이 있어

E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환호의 희생제물들로 제사 드리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한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길

7 여호와시여 제가 부르는 제 소리를 들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 응답해주십시오

F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께 제 마음이 말하기를 여호와 주님의 얼굴을 제가 찾습니다

E 9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노하심으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제 도움이시니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 구원자이신 하나님

D 10 제 부모는 저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저를 거두십니다

C 11 여호와시여 제 적들 때문에 그러하니 주님의 길을 제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B 12 저를 제 적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참으로 거짓 증인들과 폭력적인 증인들이 저를 (치러) 일어섭니다

믿고 기다려라

A 13 (지금) 사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는 것을 나는 믿는다

14 여호와를 기다려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해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2-3절).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은 단지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한다(4-5절). 다윗은 만나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임재)을 간절히 구한다(7-8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시다. 그분이 떠나가는 것 혹은 그분을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에게 죽음과 같다(9, 12절).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며(13절)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다(14절).

시편 28편: 탄원이 응답되다

다윗의 시

탄원자

1 여호와여 주님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제 반석이시여 제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조용히 계셔서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2 주님의 거룩한 성소[데비르]을 향하여 제가 제 손을 들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정의

3 저를 악인들과 함께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을 (품는) 자들입니다

4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악한 행실들대로 갚으십시오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보응을 돌리십시오

5 참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일과 그분의 손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을 허무시고 그들을 짓지 않으십니다

탄원의 응답

6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7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내가 도움받아 내 마음이 기뻐 뛴다 그래서 내 노래로 내가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축복의 공유

8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의 힘이시고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9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유업에게 복을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을 목양하시고 돌보십시오

<해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다윗은 버려진 자와 같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구덩이’[보르]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봐 두려워한다(1절).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거짓으로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다(3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벌하시며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다(4-5절).

6절이하로 다윗은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찬양한다. 그는 삶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경험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유일한 의지할 자로 알아 크게 기뻐하며 찬송한다. 다윗(‘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은 다윗 개인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23:1).

시편 29편: 폭풍우 위에 계신 왕

다윗의 시

천상의 예배

1 여호와께 돌려라 하나님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능력을

2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 거룩한 광채 안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폭풍의 길

3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니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

4 여호와의 소리가 힘차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다

5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들을 부수니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부수신다

6 그분께서 그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니 레바논과 시룐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7 여호와의 소리가 불꽃을 가르며

8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몸부림치게 하니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몸부림치게 하신다

9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들을 진통하게 하고 숲들을 벌거벗게 한다 그분의 성전에서의 그분의 모든 것은 영광이라고 말한다

땅에서의 구원

10 여호와께서 그 홍수를 위해 앉아 계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왕으로 앉아 계셔서

11 여호와께서 힘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니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완전하게 복을 주신다

<해설>

학자들은 이 시가 고대 우가릿시를 인용했거나 바알을 찬양하는 가나안시에서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폭풍의 신 바알이 아닌 폭풍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한글개역개정에는 1절에서 “권능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엘림의 아들들”이며 이는 하늘의 존재,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시 96:7은 모든 민족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배하라고 선포한다.

3-9절은 폭풍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소리 내심으로 비유한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우주의 왕되심을 보여 준다(10절, cf. 10절의 ‘홍수’라는 단어는 창세기 6-11장 노아의 홍수 사건에만 나오는 단어다). 폭풍의 위력은 북쪽의 레바논과 시룐(헤르몬산-이방 신들의 산)으로부터 남쪽 가데스까지 진동시킨다(6, 8절).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오심은 위로와 평강이 될 것이다(11절).

시편 30편: 탄식을 춤으로

성전 봉헌 노래 다윗의 시

구출

A 1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여호와시여 이는 주님께서 저를 끌어내셨고 제 원수들이 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 제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3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스올에서 제 영혼을 올리시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중에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4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의 경건한 자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명성에 감사하라

B 5 참으로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나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통곡이 유숙하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바보같은 자랑

C 6 그러나 저는 제가 평안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7 여호와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저를 강한 산처럼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자 저는 떨었습니다

8 여호와 주님께 제가 부르짖고 주님[아돈]께 제가 간구하였습니다

B 9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 죽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흙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10 여호와시여 들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저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축하

A 11 주님께서 제 통곡을 제게 춤으로 바꾸시며 주님께서 제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동여매게 하셨습니다

12 그래서 제가 잠잠히 있지 못하고 제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 하나님 여호와시여 영원히 제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설>

표제(성전 봉헌 노래)는 ‘집을 지은 후 헌당식에서의 노래’로 RV성경은 다윗 자신의 집을 봉헌한 것으로 해석한다. 어쨌든, 다윗은 마침내 시련에서 벗어난 기쁨을 노래한다(5, 11절). 2절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암시한다. 특별히 5절의 대조는 마침내 찾은 기쁨을 극적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의 노염과 은총 저녁의 통곡과 아침의 기쁨.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고백을 연상케 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6-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10절)가 아니면 자신의 확신(6절)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다윗은 죽은 자와같이 아무 소망이 없다(7, 9절, cf. 6:5, 28:1 104:29). 12절의 “영광”[카봇]은 다윗 자신/영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표현한다(cf. 57:8).




시편 31–40편

시편 31편: 스트레스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사냥된 남자

1 여호와시여 주님 안에 제가 피하오니 저를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셔서 속히 저를 구하시고 제게 요새의 반석이 되셔서 저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십시오)

3 참으로 주님은 제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이끄시고 저를 인도하십시오

4 저를 위하여 숨겨 놓은 그물에서 저를 빠져나오게 하십시오 참으로 주님은 제 요새십니다

5 주님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6 저는 헛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7 주님께서 제 괴로움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 영혼의 공통을 아시니 저는 주님의 인애[헤세드]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8 주님께서 원수의 손에 저를 넘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거절당한 사람

9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참으로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 눈이 화로 인하여 쇠약해졌으니 제 영혼과 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10 참으로 제 일생이 슬픔으로 끝나며 제 연수가 탄식으로 (끝납니다)

11 제 모든 적으로부터 제가 비난거리가 되고 제 이웃에게 매우 (비난거리가 되며) 제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어 바깥에서 저를 보는 자가 저를 피했습니다

12 제가 죽은 자처럼 마음에서 잊혔으니 제가 깨진 그릇같이 되었습니다

13 참으로 제가 많은 비방을 들었고 공포가 사방에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저를 취하려고 음모합니다

14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시여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합니다

15 제 때가 주님 손안에 있으니 저를 제 원수들과 저를 쫓는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16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며 주님의 인애[헤세드]로 저를 구원해주십시오

17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을 부를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들로 부끄럽게 하시고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십시오

18 오만과 멸시함으로 의인에게 거만하게 말하는 거짓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찬양의 마지막 몸짓

19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고 주님 안에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20 주님께서 주님 앞의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기시니 사람의 음모로부터 (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다투는 혀로부터 그들을 초막 안에 보호하셨습니다

21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으로 포위된 성에서 나를 위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

22 그러나 저는 제가 주님 눈앞에서 끊어졌다 라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제 간구하는 소리를 제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들으셨습니다

23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모든 경건한 자들아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며 오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더 갚으신다

24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아

<해설>

1-3절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 71편에서 비슷하게 반복된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의지한다(3-4절). 5절 전반부(“주님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직막에 하신 말씀이다. 다윗은 심한 고통 중에서도(9-13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6, 14절) 그분의 인애[헤세드]를 바라본다(7a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보시고 알고 계심을 확신한다(7b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실 것이다.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치실 것이다(17-18절).

다윗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6절-미워하고, cf. 26:5).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택할 것이다. 그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안다(19절-“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고 주님 안에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주님의 선하심[토브]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cf. 32:6). 다윗은 확신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경건한 자를 향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격려한다(23-24절).

시편 32편: 용서의 기쁨

다윗의 마스킬

죄가 용서받았다

1 범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다

2 여호와께서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되다

교착상태가 깨어지다

3 제가 조용히 있으니 온종일 신음 속에 제 뼈들이 쇠약해졌습니다

4 이는 밤낮으로 주님의 손이 제 위에서 무거워 여름철의 가뭄처럼 제 진액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셀라)

5 제 죄를 제가 주님께 아뢰고 제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제 범죄에 대해 자백하자 주님께서 제 죄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체험적 권면

6 이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날 때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리니 큰 홍수가 와도 그에게 닿지 못할 것입니다

7 주님은 제 은신처이시니 주님께서 저를 고통에서 지키시며 구원의 환호성으로 저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셀라)

8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분별하게 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내 눈을 두고 조언할 것이다

9 너희는 그 마구인 재갈과 굴레로 제어해야 하는 분별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네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일한 행복

10 악인에게는 고통들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애[헤세드]가 그를 둘러싼다

11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인들아 기뻐 외쳐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자들아

<해설>

본 시편은 6편에 이어 두 번째 참회의 시편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았다고 고백한다(5절).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다(1-2절). 잠언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며(잠 28:13)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요일 1:9).

3-4절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을 때 겪게되는 고통을 묘사한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6절, cf. 사 55:6).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고(7절)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8절)보다 지혜로운 것이 없다. 8-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애[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다(10절). 11절의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누구인가?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길로 걷는 자이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한다(시 68:1, 3).” (키드너)

시편 33편: 조물주와 군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1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 외쳐라 바른 자들의 찬양은 합당하다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열줄 비파로 그분을 찬송하라

3 그분께 새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며 잘 연주하라

그의 창조적인 말씀

4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바르며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신실하다

5 그분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의 인애[헤세드]로 땅이 충만하다

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의 영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다)

7 그분께서 바닷물을 둑처럼 모으시고 깊은 바닷물을 창고에 두신다

8 온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상의 모든 자가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9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있었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그것이 섰기 때문이다

그분의 승리의 의지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민족들의 생각을 무효화하신다

11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으며 그분의 마음의 생각도 대대로 (서 있다)

12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나라 곧 그분의 유업으로 그분께서 뽑은 백성은 복되다

감찰하시는 시선

13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니 모든 사람을 보신다

14 그분께서 계신 처소에서 땅의 모든 자를 주시하시니

15 그분은 그들의 마음 모두를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16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많은 힘으로 구해진 용사가 없다

17 말이 구원에는 거짓되니 그것의 큰 능력으로 도망하지 못한다

18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분의 인애[헤세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으니

19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리신다

우리는 여호와를 갈망한다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다

21 참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기쁘다

22 여호와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로 저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해설>

찬양은 의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1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시인은 악기를 동원하여 잘(skillfully) 연주하라고 명령한다(3절, “새 노래”에 대해서는 96편 해설을 참고하라).

4절에서 19절까지는 찬양의 내용(이유)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며 그분의 행하심은 신실하다(4절). 그분의 공의와 사랑[헤세드]으로 인하여 찬양하며(5절) 그분의 창조(6-9절)를 묵상하며 찬양한다.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강조된다(6, 9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10-12절, cf. 사 44:25-28). 1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복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을 지켜보시며(13-15절)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애[헤세드]를 베푸시며 구원하신다(18-19절, cf. 대하 16:9).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20-21절).

시편 34편: 하나님께 감사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었을 때 아비멜렉이 다윗을 쫓아내어 다윗이 가서 (지은) 다윗의 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1 <알렢>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하리니 항상 그분의 찬양이 내 입에 (있을 것이다)

2 <베트> 여호와를 내 영혼이 찬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3 <기멜> 나와 함께 여호와는 크시다 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4 <달렡> 내가 여호와를 구했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하셨다

5 <헤> 그들이 그분을 보니 그들이 광채가 났고 그들의 얼굴이 창피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6 <자인>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외치고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이니 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분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7 <헤트> 여호와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했다

8 <테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분 안에 피하는 자는 복되다

9 <요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의 거룩한 자들아 참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10 <카프> 젊은 사자들은 빈곤하여 굶주려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배워라

11 <라메드> 오라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12 <멤> 생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것을 보려고 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13 <눈> 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네 입술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라)

14 <싸메크>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평화를 찾고 그것을 좇아라

15 <아인>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있고 그분의 귀는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에 있다)

16 <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신다

17 <짜디>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다

18 <코프>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하시고 영이 상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19 <레쉬> 의인에게 악한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신다

20 <쉰>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중의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21 <타브> 악이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22 <페> 여호와는 그분의 종들의 목숨을 구속하시니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아크로스틱 형식의 시로 히브리 알파벳의 연속된 문자로 시작한다. 표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채 하고 쫓겨나던 때(삼상 21:10-15)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기스 왕의 두 번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할 때 다윗의 찬양은 씁쓸한 면이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사울 왕이 후퇴한 상황이 아니라 단지 미친채 하다가 쫓겨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움에서 구원해주셨다고 감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요청한다(3절). 다윗은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 보고(5절)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6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8절-“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라”). 5절에 “광채가 났다”는 표현은 그들이 기쁨의 화색을 띄었다는 의미다(cf. 사 60:5, 렘 31:1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9-10절).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확신있게 교훈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13-14절).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물리치시지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선)을 행하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15-17절). 특별히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18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다윗의 경험이다. 비록 의인에게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지키신다(19-20, 22절, cf. 눅 21:16-18).

시편 35편: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의 시

계획

1 여호와시여 저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십시오 저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십시오

2 방패와 큰 방패를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십시오

3 저를 쫓는 자들을 맞아서 창과 도끼를 빼시고 내가 네 구원이다 라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4 제 목숨을 찾는 자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시고 제게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여 창피하게 하십시오

5 그들을 바람 앞의 겨와 같게 하셔서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밀치게 하십시오

6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쫓게 하십시오

7 참으로 공연히 그들은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들의 그물을 숨겨 놓으며 공연히 그들은 내 목숨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팝니다

8 알지 못한 파멸이 그에게 오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이 그를 잡게 하셔서 파멸로 그를 쓰러지게 하십시오

9 그러면 제 영혼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10 제 모든 뼈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 강탈자에게서 (구했습니까)

폭도들

11 포학한 증인들이 일어서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제게 묻습니다

12 그들은 제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제 자식을 앗아가나

13 저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 차림으로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제 품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14 (그들을) 제 친구나 형제처럼 제가 대하였으니 어머니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제가 엎드리고 슬퍼했습니다

15 그러나 제가 넘어질 때 그들은 기뻐하여 모였으며 치는 자들이 제 주위에 모였으나 저는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찢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16 그들이 정녕 조롱하고 불경건한 말을 하며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17 주님[아돈], 언제까지 주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그들의 파괴에서 구해주십시오 제 유일한 목숨을 젊은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십시오)

18 제가 큰 모임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강한 백성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찬양 할 것입니다

흡족함

19 거짓말하는 제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공연히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0 참으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21 그들은 그들의 입을 제게 크게 벌리고 아하 아하 우리 눈이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22 주님께서 보셨으니 여호와시여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아돈], 제게서 멀리 가지 마십시오

23 제 판결을 위하여 깨시고 일어나십시오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제 하나님 제 주님[아돈]

24 주님의 공의대로 저를 재판해주십시오 제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5 아하 우리의 원대로 되었다 라고 그들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삼켰다 라고 그들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6 제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제 앞에서 뽐내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옷 입게 하십시오

27 제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크시고 그분의 종의 평안을 원하신다 라고 기뻐 외치며 항상 말하게 하십시오

28 제 혀가 주님의 의를 읊으리니 온종일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해설>

시의 전반부는 군사용어와 사냥용어(7-8절)를 사용하여 법정 상황을 표현한다(11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과 싸워달라고 요청한다(23절). 그는 거짓 증언을 하는 대적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별히 “여호와의 천사”(5, 6절)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구원을 소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윗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윗에게 악을 행한다(12-16절).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19, 24-26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에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며 정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27절).

시편 36편: 죄가 가득한 곳에

지휘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버려진 사악함

1 악인의 범죄에 관하여 내 마음 가운데서 하는 말은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라는 것이다

2 그는 자기의 눈 안에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3 그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좋은 일을 분별하기를 멈춘다

4 그는 죄악을 자기 침상에서 생각하고 좋지 않은 길에 서며 악을 거부하지 않는다

풍성한 선하심

5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하늘에 있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이 구름들에까지 있습니다

6 주님의 의는 권능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공의는 매우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시여

7 하나님,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합니다

8 그들이 주님의 집의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주님의 기쁨의 시냇물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9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적절한 기도

10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의를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계속 있게 하십시오)

11 오만한 자의 발이 제게 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저를 내쫓지 못하게 하십시오

12 거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이 떠밀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해설>

표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여기서와 18편에서만 나타난다. 본 시편은 악인의 사악함(1-4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5-9절)를 강력하게 대조한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롬 3:18).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항상 악에 치우친다. 한글개역개정에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신실하시며 변치않는 호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분의 은혜로운 돌보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

시편 37편: 참을성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다윗의 시

조용한 정신

A 1 <알렢>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화를 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2 이는 풀처럼 그들이 빨리 마를 것이고 푸른 잔디처럼 그들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3 <베트>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주하며 신실함을 즐거워하라

4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게 네 마음의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5 <기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행하시리니

6 그분께서 네 의를 빛처럼 나오게 하시고 네 공의를 정오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7 <달렡>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자신의 길에 성공하는 자 때문에 화내지 말고 악한 꾀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마라

8 <헤> 노여움을 풀고 분을 버려라 화내지 마라 해로울 뿐이다

B 9 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C 10 <봐브> 조금 더 있으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없을 것이다

11 그 대신에 겸손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풍성한 평화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은휘된 도움

12 <자인>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고 그의 이를 그에게 갈지만

13 주님[아돈]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분은 그 악인의 날이 올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14 <헤트> 악인들이 칼을 뽑고 또 그들의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길이 바른 자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15 그들의 칼이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이 부러질 것이다

D 16 <테트> 의인의 적은 것이 악인의 많은 풍성함보다 좋으니

E 17 이는 악인들의 팔들은 부러지나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F 18 <요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G 그들의 유업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H 19 그들은 악한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기근의 날들에도 배부를 것이다

I 20 <카프> 이는 악인들이 망하고

J 여호와의 원수들이 목초지의 영광처럼 사라지리니

J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I 21 <라메드>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으나

H 의인은 은혜롭게 준다

G 22 이는 그분의 복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분의 저주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F 23 <멤> 사람의 발걸음이 여호와께로부터 확정되었으면 자기 길을 그가 기뻐할 것이다

E 24 그가 쓰러져도 내던져지지 않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D 25 <눈> 내가 어렸을 때나 또한, 늙은 때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빵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

26 온종일 은혜롭게 빌려주니 그의 자손이 복받게 된다

긴 전망

C 27 <싸메크>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라

28 참으로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경건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아인> 영원히 그들은 지켜지나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29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다

30 <페> 의인의 입은 지혜를 읊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31 그의 하나님의 율법[토라]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 그의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는다

32 <짜디> 악인이 의인을 지켜보며 그를 죽이기를 꾀하나

33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가 심판받을 때 그를 악하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B 34 <코프>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켜라 그분이 너를 높여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니 악인들이 끊어질 때 네가 볼 것이다

A 35 <레쉬> 내가 포학한 악인을 볼 때 본토의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지만

36 그분이 지나가신다 보라 그가 없다 내가 그를 찾았지만 그는 없다

37 <쉰> 완전한 자를 살펴보고 바른 자를 보라 이는 미래가 화평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38 범죄자들이 함께 몰살하리니 마침내 악인들이 끊어질 것이다

39 <타브> 의인들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 그분은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다

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신다 그분께서 악인들로부터 그들을 구하셔서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 안에 피했기 때문이다

<해설>

본 시편은 지혜의 시편이며 1절(“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화를 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cf. 잠언 24:19).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9, 10절)을 믿는 자는 악한 자의 형통으로 인해 화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3, 27절, cf. 31,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11절은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인용된다(마 5:5).

악인은 의인을 박해하지만(12, 14절, cf. 32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드시며 악인들의 꾀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13, 15, 17, 19절).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10, 20, 22, 24절, cf. 34절).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원리”로서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는 얼마든지 있다(cf. 34:19, 그러나 의인의 고난받음은 버림받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최후의 심판을 통해 주어질 “약속의 땅”에서 주어질 복만이 “절대적인 약속”이다(28b, 29절).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시편 1편에서와같이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걷는 자는 땅을 차지하며(29, 31, 34절) 환난 때에 구원을 얻지만(39-40절) 악인은 큰 세력을 얻을지라도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35-36, 38절).

시편 38편: 버림받은 사람

기념(제물)을 위한 다윗의 시

혐오스러운 짐

1 여호와시여 주님의 진노로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노하심으로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2 참으로 주님의 화살들이 저를 꿰뚫었으며 주님의 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3 주님의 격노 때문에 제 몸에 성한 곳이 없으며 제 죄 때문에 제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4 참으로 제 죄악들이 제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제게 무겁습니다

5 제 우둔함 때문에 제 상처들이 악취를 풍기고 곪았습니다

6 제가 매우 구부러지고 위축되어 온종일 슬픔으로 다닙니다

7 참으로 제 허리에 열이 가득 차고 제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8 제가 매우 지치고 상했으며 제 마음이 산란하여 고함을 지릅니다

외로운 희생자

9 주님[아돈] 주님 앞에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고 제 탄식이 주님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10 제 심장이 뛰고 제 힘이 빠졌으며 제 눈의 빛도 제게 없습니다

11 저를 사랑하는 자들과 제 친구들이 제 역병을 멀리하여 서 있고 제 친척들도 멀리 서 있습니다

12 제 목숨을 찾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제 불행을 꾀하는 자들이 협박하며 온종일 속임수를 꾀합니다

13 그러나 저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고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습니다

14 저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에 반박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유일한 희망

15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을 저는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대답해주실 것입니다 저의 주[아돈] 하나님이시여

16 참으로 제가 그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내 발이 흔들릴 때 그들이 뽐낼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17 참으로 저는 넘어지는데 준비가 되었고 제 고통이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18 참으로 제 죄악을 제가 고백하며 제 죄로 인하여 제가 걱정합니다

19 그러나 제 원수들은 생생하고 강하며 저를 미워하여 거짓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20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제가 선을 좇는 것 때문에 저를 적대합니다

21 여호와시여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의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22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구원의 주님[아돈]

<해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3, 4, 18절)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형벌이 견디기 힘들다고 고백한다. 다윗의 육체와 정신은 완전히 쇠약해졌다(4-8, 10절).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멀리하며, 원수들은 그를 삼키려고 한다(11-12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절박하게 기도한다(1, 15, 21-22절).

시편 39편: 고정 거주지가 없다

지휘자 여두둔을 위하여 다윗의 시

답답한 항의

1 제가 말하였습니다 내 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내 길을 지키고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2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잠잠하고 내가 말하지 않고 조용하였더니 내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내가 중얼거릴 때 불이 붙었습니다 내가 내 혀로 말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삶

4 여호와시여 제 종말과 제 날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로 알게 하십시오

5 보십시오 손바닥 너비만큼 주님께서 제 날을 주셨으니 제 인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모든 사람이 헛되이 서 있습니다 (셀라)

6 정녕 그림자처럼 각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정녕 그들이 떠들썩하나 헛되며 그가 쌓으나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들일지 모릅니다

이 극단적 훈련

7 그러니 이제 제가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아돈], 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8 제 모든 범죄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어리석은 자의 비난거리로 두지 마십시오

9 제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10 주님의 재앙을 제게서 치우십시오 주님 손의 타격 때문에 저는 끝장났습니다

11 죄악에 대한 징계로 주님은 사람을 벌하시고 그의 아름다움을 좀처럼 삭히시니 정녕 모든 사람이 헛됩니다 (셀라)

쇠잔해지는 청원

12 여호와시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제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참으로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며 제 모든 조상처럼 거류민입니다

13 제가 가서 없어지기 전에 제게서 주님의 눈길을 돌리셔서 저로 기뻐하게 하십시오

<해설>

38편에서와같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신의 고통을 격고 있음을 고백한다. 특별히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견디어 내고 있다(8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입을 다물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1, 9절) 그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경험한다(2-3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국,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7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12-13절). 12절에서 ‘나그네’를 언급하는 것은 다윗이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시편 40편: 구원의 기쁜 소식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대기 중인 보상

1 내가 여호와를 정녕 바랐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 기울이시고 도움을 청하는 나의 외침을 들으셨다

2 그분께서 나를 진창의 구덩이 곧 진흙 늪에서 올리시고 내 발을 바위 위에 세우셔서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3 그분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주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4 복된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의 의지할 분으로 삼고 교만한 자들과 거짓을 따르는 자들에게로 향하지 않는 자다

5 많은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 제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생각들은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이 많다 라고 제가 전하고 말하겠습니다

6 희생제물과 소제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번제와 속죄제를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제 귀를 여셨습니다

7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8 제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님의 율법이 제 속 깊이 있습니다

9 제가 큰 모임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 보십시오 제 입술을 제가 다물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시여 주님은 아십니다

10 주님의 공의를 제가 제 마음속에 감추지 않으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제가 말하며 제가 주님의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을 큰 모임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며

11 주님 여호와시여 주님의 자비하심을 제게 막지 않으시며 주님의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이 항상 저를 지킵니다

12 참으로 셀 수 없는 악들이 저를 둘러싸고 제 죄악들이 제게 임하여 제가 볼 수 없고 그것들이 제 머리털보다도 많아 제 마음이 저를 떠납니다

13 여호와시여 기쁘게 여겨 저를 구해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14 제 목숨을 해치려고 찾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창피스럽게 하시고 제 악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치스럽게 하십시오

15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창백하게 하십시오

16 주님을 찾는 모든 자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항상 말하게 하십시오

17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아돈], 저를 생각해주십시오 주님은 제 도움이시며 제 구원자이십니다 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해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찬양한다. 다윗의 구원은 다윗과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3-4절, cf. “새노래”는 군사적 문맥에서 사용되며 이미 승리한 영적 전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의미한다. 시 98:1).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준비해 놓으셨다(5절).

6-8절은 히브리서 10:5-10에서 인용되며 그리스도께 적용되어 설명된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희생제물 대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것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단 번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러기에 7절의 “제가 왔습니다”는 하나님의 계획(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언약적 사랑[헤세드]를 큰 모임 가운데 선포한다(9-10절).

12절은 다윗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며 다윗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한다(13, 17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다윗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14-15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16절).




시편 41편

시편 41편: 사람이 쇠락할 때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도움을 받을 기회

A 1 약한 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자는 복되니 악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다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니 그가 그 땅에서 복된 자라고 불릴 것이다-그의 원수들의 뜻에 그를 내주지 마십시오-

3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니 그의 모든 잠자리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의 병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상함의 계기

B 4 내가, 여호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제 영혼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으나

C 5 제 원수들은 저에 관하여 언제 그가 죽어 그의 이름이 사라질것인가 하고 악하게 말합니다

6 그가 보러 와서는 허위로 말하고 그의 마음에 죄악을 모아 두었다가 바깥에 나가서 말하면

7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가 함께 나에 관하여 수군거리며 내게 악을 궁리하며

8 몹쓸 것이 그 속에 흘러들어 갔구나 그래서 그가 누워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9 내가 의지하는 나와 화평한 사람도 내 빵을 먹으며 나를 크게 넘어뜨리려합니다

B 10 그러니 주님 여호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일으키셔서 저로 그들에게 갚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말씀

C 11 이것으로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제 원수들이 저를 (이겨) 함성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며

12 주님께서 완전하게 저를 붙드셔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저를 세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의 첫 번째 책에 대한 송영

A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원수들이 자신이 죽기를 바랬던 일(5, 8절)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세우심을 노래한다(12-13절).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대적하였다(9절, cf. 요 13:18).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건지시며 그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을 믿었다(1-2절, cf. 마 5:7).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했다(4, 10절). 10절은 특별히 자신의 회복을 통해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영원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우셨다(cf. 12절).

시편 각 권들은 책의 마지막에 두 번 아멘(41:13, 72:19, 89:52), 아멘 할렐루야(106:48) 혹은 두 번의 할렐루야로 끝난다(150:6).






제2권 42~72편


시편 42–50편

시편 42편: 머나먼 고향 (1)

지휘자를 위하여 고라 자손의 마스길

가뭄

1 시냇물을 갈망하는 사슴처럼 그렇게 제 영혼이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2 제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일까 하며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3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온종일 제게 말하니 제 눈물이 밤낮으로 제 빵이 되었습니다

4 이것을 내가 기억하니 명절을 지내러 오는 많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의 소리와 함께 제가 군중 속에 지나다니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간 것을 기억하고 제 영혼을 제게 쏟아 붓습니다

5 왜 풀이 죽었느냐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참으로 내가 계속 그분께 감사하리니 내 얼굴의 구원에 감사할 것이다

깊음

6 나의 하나님 제 영혼이 풀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7 주님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불러서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로 지나갔습니다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인애[헤세드]를 명령하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니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9 제가 제 반석이신 하나님께 왜 주님께서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제가 원수의 압제 때문에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10 제 뼈들을 부수듯이 제 적들은 저를 모욕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온종일 제게 말합니다

11 왜 풀이 죽었느냐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참으로 내가 계속 그분께 감사하리니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해설>

42편과 43편은 두 편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다. 42:9과 43:2은 “왜 제가 원수의 압제 때문에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라는 동일한 표현을 공유한다. 42:5, 11에 나오는 “왜 풀이 죽었느냐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라는 후렴구도 43:5에 동일하게 반복된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물을 갈급해하는 사슴으로 비유한다(1-2절, cf. 욜 1:20). 시인은 지금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있다-“네 하나님이 어디있느냐”(3, 10절).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다(7, 9절). 그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상하며(4, 6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란다. 5절과 11절의 후렴구는 시인의 내적 갈등과 확신을 향해 나아가는 몸부림을 보여 준다.

2절의 “하나님 앞에(얼굴에) 보인다”는 표현은 예배를 위해 성소를 찾아간다는 전문용어이다(cf. 출 23:15, 34:20, 신 31:11, 사 1:12).

시편 43편: 머나먼 고향 (2)

해방

1 하나님 저를 판단하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의 제 송사를 따지십시오

2 참으로 주님은 제 요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님께서 저를 거절하십니까 왜 제가 원수의 압제 때문에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3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저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것들로 저를 주님의 거룩한 산 곧 주님의 처소로 데려가게 하시고

4 저를 하나님의 제단 곧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셔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하나님

5 왜 풀이 죽었느냐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참으로 내가 계속 그분께 감사하리니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42편과 후렴구(42:5, 11, 43:5)를 공유하는 하나의 시이다. 2절은 42편 9절의 반복이기도하다. 시인은 42편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다. 변호자와 심판자가 되셔서 자신을 판단해주기를 원하며(1절) 빛과 진리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란다(3절). 시인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며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2, 5절). 그러기에 시인은 더욱 확신있게 고백한다.

시편 44편: 국가적 패배

지휘자를 위하여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광스러운 과거

1 하나님 저희 귀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날들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전하였습니다

2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저희 조상)들을 심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3 참으로 자신들의 칼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팔로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주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4 주님은 제 왕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구원을 명령하십시오

5 주님을 통하여 저희가 저희 적들을 들이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저희에게 맞서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니

6 이는 제 활을 제가 의지하지 않고 제 칼이 저를 구원하지 못하며

7 오직 주님께서 저희 적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8 하나님을 저희가 온종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저희가 찬양합니다 (셀라)

최악의 선물

9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거절하셔서 수치스럽게 하시고 저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10 주님께서 저희를 적으로부터 뒤로 물러나게 하시니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약탈했습니다

11 주님께서 저희를 먹힐 양처럼 주셔서 이방 나라들 안에 저희를 흩으셨습니다

12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에 파셔서 그들의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3 주님께서 저희를 저희 이웃에게 비난거리로 만드셔서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14 주님께서 저희를 이방 나라들에 비유거리로 만드셔서 그 민족들로 머리를 흔들게 하셨습니다

15 온종일 제 수치가 제 앞에 있으며 부끄러움이 제 얼굴을 덮었으니

16 모욕하는 자들과 모독하는 자들의 소리와 원수와 보복하는 자 때문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17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왔으나 저희는 주님을 잊지 않았으며 저희는 주님의 언약을 거짓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18 저희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며 저희 발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9 주님께서 저희를 승냥이들의 소굴에서 부수시고 저희를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을 때도

20 저희는 저희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으며 저희 손을 이방 신에게 펼치지 않았습니다

21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데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2 참으로 주님 때문에 저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여 저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겨졌습니다

23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주님[아돈], 깨어나셔서 영원히 거절하지 마십시오

24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주님께서 숨기십니까 저희 괴로움과 저희에 대한 압제를 잊으십니까

25 참으로 저희 영혼이 흙에 녹았고 저희 배는 땅에 붙었습니다

26 일어나셔서 저희를 도우십시오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위하여 저희를 구속하십시오

<해설>

본 시편은 국가재 재난(전쟁)을 맞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이다. 이 시편은 시편 제2권이 바벨론 유수기에 대한 자료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1-3절에서 화자는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3절). 화자(아마도 왕)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며(4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할 것을 결심한다(5-7절).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13-14절), 왕은 온종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15절).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원수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다(9-12절). 이러한 상황 속에 시인은 당황해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17-21절).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23-24절). 22절의“저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 적용한다(롬 8:36). 시인은 결국, 겸손히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를 의지한다(26절).

“시편은 인간의 충성심이나 방식의 명백한 변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축복과 메마름, 진보와 퇴보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상응하는 어리둥절한 변동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시는] 고통은 처벌(거절)이 아닌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세상에서의 충성의 대가로서의 전흔(전쟁의 상처)이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생각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승리뿐 아니라(실패라는) 반전도 소외가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의 표시일 수 있다.” (키드너)

시편 45편: 왕의 결혼

지휘자를 위하여 소산님에 맞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노래

왕을 위한 구절

A 1 내 마음에 좋은 일이 떠올라 내가 왕께 내 작품을 말하니 내 혀는 능숙한 서기관의 철필이다

왕다운 수준

B 2 당신은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고 은혜가 당신의 입술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영원토록 복주셨습니다

C 3 당신의 존귀와 위엄으로 허벅지에 당신의 칼을 차십시오 용사시여

4 당신의 위엄으로 승리하십시오 진리와 겸손함과 의를 위하여 (말을) 타시고 당신의 오른손이 놀라운 일들을 당신께 가르치게 하십시오

5 당신의 날카로운 화살들이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민족들이 당신 밑에서 쓰러집니다

왕의 상태

6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당신의 통치의 규는 공평의 규입니다

7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며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료보다 당신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8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기)가 당신의 모든 옷에 있으며 상아궁에서 현악기들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D 9 왕들의 딸들이 당신의 귀한 여인들이며 왕후는 당신의 오른편에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서 있습니다

신부의 충성

E 10 딸이여 듣고 보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잊으시오

E 11 그리고 왕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탐내게 하시오 참으로 그는 당신의 주인[아돈]이시니 그에게 절하시오

D 12 두로의 딸이여 백성 중 부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당신의 얼굴을 바라게 하시오

신부의 행렬

C 13 왕의 딸의 모든 값진 것은 내전에 있으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아졌고

14 수놓은 옷을 입고 그녀는 왕에게 인도되며 그녀를 따르는 처녀들 곧 그녀의 동료들은 당신에게 데려가진다

15 그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의 궁전에 들어간다

왕권을 위한 아들들

B 16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당신이 그들을 온 땅에 고관들로 삼을 것입니다

A 17 제가 당신의 이름을 온 세대에 기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당신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이 왕께 올리는 노래로 여기서 왕은 메시아로 이해될 수 있다. 왕은 가장 아름답고 복있는 분이시다(2절). 왕은 위엄을 지니고 원수를 정복하는 용사시다(3-5절).

6절의 하나님의 왕좌[케스]와 통치의 규는 사무엘하 7:16의 다윗 언약(“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케스]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자’를 바라보게 한다(7절).

10-15절은 왕의 딸인 신부에 관해 말한다. 신부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잊고 자신의 주인인 남편을 맞이해야 한다. 신부는 아름답게 꾸며지고 왕에게 인도되며 신부 들러리들은 왕궁으로 들어간다. 이는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를 예표한다(cf. 고후 11:2). 17절에서 시인은 “왕의 이름”을 온 세대와 민족에 전하겠다고 선언한다.

시편 46편: 흔들리지 않는 성

지휘자를 위하여 알라못에 맞춘 노래

소동 중에 계시는 하나님

A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때마다 만나 주시는 도움이시다

B 2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요동하고 산들이 흔들려서 바다 속에 빠지거나

C 3 그 물들이 소란하여 거품을 내고 산들이 그 고함에 진동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셀라)

그분의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

4 강의 수로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한다)

D 5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그곳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날의 시작 때 그곳을 도우신다

E 6 나라들이 소란하여 왕국들이 흔들렸으나

E 그분께서 그분의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는다

D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피난처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셀라)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C 8 와서 보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께서 그 땅에 황폐함을 놓으셨다

9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니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꺾으시며 수레들을 불에 사르신다

B 1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나라들 안에서 높아질 것이며 땅에서 높아질 것이다

A 11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피난처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셀라)

<해설>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42-49, 84, 85, 87, 89편)로 분류되며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다(1, 7, 11절, cf.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높은 요새’로 번역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의 대명사인 땅과 산이 흔들린다는 표현(2, 3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묘사해 준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고백하며 환난 때마다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찬양한다(5, 7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며(4절)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계신다(5절). 하나님께서는 적국을 황폐하게 하시며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8,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잠잠할 것을 명령하신다. 세상은 심판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아지실 것이다.

시편 47편: 왕께 외쳐라

지휘자를 위하여 고라 자손의 시

우리 왕, 그들의 정복자

A 1 모든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쁜소리로 기쁜 외침을 올려라

B 2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시며 온 땅 위의 대왕이시다

3 민족들을 우리 아래 복종시키시며 나라들을 우리 발아래 (복종시키신다)

4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택하시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을 (택하신다) (셀라)

영광의 행진과 그 영광을 환영

C 5 하나님께서 환호 가운데서 올라 가시며 여호와께서 뿔나팔소리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6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B 7 참으로 온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지혜의 시[마스길]로 찬송하라

하나의 보좌, 하나의 세계

8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셨다

A 9 백성의 귀인들이 모였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 참으로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께서 매우 높임을 받으신다

<해설>

본 시편은 흥분과 열렬한 환호로 가득 찬 왕의 즉위식을 전한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 자신이다(2, 7절, cf. 슥 14:9). 하나님은 참된 대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8절) 당신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들을 주신다(3-4절, cf. 2:8 “이방 나라들을 네 유업으로 주리니”).

5절의 “올라가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삼하 6:15).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좌에 앉아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cf. 46:10과는 다르게 8-9절의 네 개 동사 모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시편 48편: 하나님의 성

고라 자손의 시(로 만든) 노래

거주 중인 왕

1 여호와는 그분의 거룩한 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크시고 매우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2 아름답고 높은 곳이며 온 땅의 기쁨인 시온 산의 북쪽 끝 위대한 왕의 성읍

3 하나님께서 그곳의 궁전들에 계시니 그분은 피난처로 알려지셨다

패주하는 왕들

4 보라 그 왕들이 약속하여 함께 지나가려다가

5 그들이 보면 볼수록 놀랐으며 무서워서 급히 도망쳤다

6 공포가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다

7 주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셨습니다

8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것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연합찬양

9 저희가 하나님 주님의 성전 가운데서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생각했습니다

10 하나님 주님의 이름처럼 그렇게 주님의 찬양이 땅끝까지 (퍼졌으니) 공의가 주님의 오른손에 가득 찼습니다

11 주님의 심판 때문에 시온 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성벽을 회고하다

12 너희는 시온 주위를 다니며 그곳을 돌아라 그곳의 망대들을 세어라

13 너희 마음을 외벽에 두고 그 궁전들을 지나가거라 너희가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함이다

14 참으로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끄실 것이다

<해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예루살렘(하나님의 성, 위대한 왕의 성읍)에 계신 것을 찬양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영광이며 특권이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지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폐하시며 하나님의 성을 굳건히 세우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한다(10b-11절). 시인은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인애[헤세드]와 공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 하심을 확신한다(9-10, 14절). 12-13절의 표현은 성벽 재건과 봉헌을 암시한다(cf. 느 12:31, 38).

“이 구절들의 언어는 ‘주님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끝나는 자체를 예상하기에 충분한다. 교회는 이 시편을 복음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노래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키드너)

시편 49편: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지휘자를 위하여 고라 자손의 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1 이것을 들어라 모든 백성아 귀 기울여라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아

2 인자도 고귀한 자도 부자도 궁핍한 자도 함께 (들어라)

3 내 입이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이 명철을 읊는다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수금으로 내 수수께끼를 푼다

잠깐의 승리

5 왜 내가 악의 날을 두려워하고 나를 둘러싸서 넘어뜨리려는 자의 죄악을 (두려워하겠느냐)

6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자신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겠느냐)

7 아 사람이 자신을 정녕 구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의 속전을 드릴 수 없다

8 그들의 목숨의 속죄금은 (너무) 비싸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9 그가 영원히 계속 살아 구덩이를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총체적 손실

10 참으로 그는 지혜자들이 죽는 것과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가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 두는 것을 본다

11 그들이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집이 영원하고 자신들의 처소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들이 땅에서 이름을 떨쳤다 해도

12 사람이 존귀함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 썩어 없어지는 짐승과 같다

큰 구별

13 이것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길이며 그들 자신의 입(의 말)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의 마지막이다 (셀라)

14 양처럼 스올로 그들이 향하였으니 죽음이 그들을 먹이며 바른 자들이 아침마다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높이 사는 곳으로부터 (떠나) 스올에서 약해질 것이다

15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올의 손에서 내 목숨을 구속하셔서 정녕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셀라)

거대한 착각

16 사람이 부자 되는 것과 그의 집의 영광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라

17 참으로 그가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

18 이는 그가 그의 생애에 복받고 그가 자신을 위하여 잘했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하여도

19 그는 그의 조상들의 세대로 가야 하니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20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니 썩어 없어지는 짐승들과 같다

<해설>

본 시편은 지혜의 시로써 지혜자(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리라는 요청으로 시작된다(1-4절). 시인은 모든 사람 특별히 악한 자들과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인생이 짧음과 덧없음을 강조한다(5-6, 9, 10-12, 17절). 사람은 재물로 자신의 생명(사후의 삶)을 살 수 없다(7-8절). 한편, “바른 자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릴 것이며(13-14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스올에서 건져내시며 영접하실 것이다(15절, cf. 73:24). 15절은 “구약의 산꼭대기 희망봉 중의 하나다.”(키드너)

그러므로 사람은 악한 자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5, 16절). 시인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도(6, 18절) 영원한 삶에 관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썩어져 없어지는 짐승들’에 비유한다(12, 20절). 시인은 듣는 자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이며 복된 삶이다.

시편 50편: 재판관이 침묵을 깨트리다

아삽의 시

심판자의 출현

1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신다

2 아름다움이 완전한 곳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3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니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분의 주위에는 센 돌풍이 분다

4 그분께서 위로부터 하늘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땅을 (부르신다)

5 내게로 모여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경건한 자들아

6 하늘이 그분의 의를 전하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심판자이심을 (전한다) (셀라)

종교 생활에 명백한 말씀

7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경고하는데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8 네 희생제물들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니 네 번제물들은 항상 내 앞에 있다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를 취하지 않으며 네 우리에서 숫염소들을 (취하지 않으리니)

10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며 수많은 산짐승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11 내가 산의 모든 새를 알고 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내 것이다

12 내가 배고프다 해도 내가 네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그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13 내가 황소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하나님께 감사제사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들을 갚아라

15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리니 네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위선자에게 들려주는 평범한 말

16 그러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이라고 내 규례를 전하며 네 입에 내 언약을 올리느냐

17 너는 훈계를 미워하며 네 뒤로 내 말을 던졌다

18 네가 도둑을 보면 그를 기쁘게 여기고 간음한 자들과 함께 네 몫을 (나눈다)

19 너는 네 입을 악한 데 내밀고 네 혀로 속임수를 꾸미며

20 앉아서 네 형제들을 공박하며 네 엄마의 아들을 비방한다

21 이것들을 네가 행했는데도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네 눈앞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다

이별의 댓가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으리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23 감사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공경하는 자니 (자신의) 길을 그렇게 정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줄 것이다

<해설>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강림하시며 온 세상을 그분의 심판대로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4-5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고 모든 제사로 자신을 공경하기 원하신다(8, 14-15, 23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요구하시거나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9-13절).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호의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키드너)

16-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위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16-17절). 그들은 악한 자들의 길을 함께하며 거짓을 말하며 험담한다(18-20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던 것”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고(3절)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22절).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23절).




시편 51–60편

시편 51편: 눈보다 더 희게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 들어가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용서를 구함

1 하나님, 주님의 인애[헤세드]에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제 범죄를 지워주십시오

2 제 죄악으로부터 저를 말끔히 씻기셔서 제 죄로부터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자백

3 참으로 제 범죄를 제가 아오니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4 주님께만 제가 죄를 지었으며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깨끗하시기 때문입니다

5 보십시오 죄악 중에 제가 출생했으니 죄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습니다

회복

6 보십시오 주님은 마음 깊숙한 곳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비밀한 곳의 지혜로 저를 알게 하십니다

7 우슬초로 저를 정하게 하셔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씻기셔서 눈보다 희어지게 해 주십시오

8 주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저로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수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9 주님의 얼굴을 제 죄로부터 숨기시고 제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적 갱신

10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시여 제게 창조하시고 확정된 영을 제 속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11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취하지 마십시오

12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영이 저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13 저로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셔서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예배

14 저를 피 흘림의 죄로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구원의 하나님 제 혀가 주님의 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15 주님[아돈], 제 입술을 여셔서 제 입이 주님의 찬양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16 참으로 주님은 제가 드리는 희생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며 번제물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17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들은 상한 영이니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기도

18 주님의 은총으로 시온에게 선하게 대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지으십시오

19 그때 주님께서 의로운 희생제물들 곧 완전한 번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올릴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일곱개의 참회시 중에서 네 번째 시다. 표제가 말해주듯이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과 살인(삼하 11-12장)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애[헤세드]와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1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반역죄임을 고백한다(4절, cf. 키드너는 히브리 원문에 ‘주님과 주님의 지체[바드]’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었음을 지적한다. HALOT). 그는 그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용서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신이 멀어지기를 바란다. 죄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던 그 모든 죄의 본성이 자신에게서 깨끗히 씻겨 나가기를 소원한다(2, 6-7절, cf. 7절의 “우술초”는 부정한 자를 위한 정결의식 문맥에서 가져온 비유다-레 14:49, 민 19:18). 다윗은 이제 죄와 그 열매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원한다(8, 12절). 그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한다(9-11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던 일을 기억하며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다(11b절).

다윗은 회개를 통해 개인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넘어서 죄인들이 자신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며(13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14-15절)에 관심을 둔다. 16-17절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외적인 제사의식이 아닌 참으로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알려준다(cf. 34:18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하시고 영이 상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다윗은 제사의 필요성와 가치를 폄회하는 것이 아니다(19절). 도리어 하나님의 법이 마음으로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18-19절은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 참회시가 온 이스라엘의 예배에 사용되었음을 상기시켜준다(cf. 특별히 성벽 재건과 연관된다-느 12:43). 예배자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총으로 자신의 백성을 대하실 것이다.

시편 52편: 악을 자랑하는 자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마스길.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전하러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였을 때

파괴적인 혀

A 1 용사여 어찌하여 네가 스스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는 온종일 있다

B 2 네 혀가 파멸을 꾀하며 날카롭게 된 면도칼처럼 속임수를 행한다

C 3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D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 (셀라)

C 4 너는 (남을) 혼동시키는 모든 말을 사랑한다

B 속임수를 쓰는 혀야

의례적 참회

A 5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부수시리니 너를 장막에서 꺼내어 찢어발기시고 너를 생명의 땅에서 뿌리 뽑으실 것이다 (셀라)

6 그러면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그를 비웃을 것이다

7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지 않고 자신의 많은 부를 의지하며 자신의 욕망을 힘으로 삼았다

안전 유지

8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성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를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9 주님께서 행하셨으므로 제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제가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해설>

본 시편은 도엑의 고발과 살해로 인하여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사건(사무엘상 22:9-23)을 배경으로 한다. 1-4절은 도엑의 혀를 비난한다. 그리고 5-7절은 그에 대한 저주이다. 마지막 8-9절은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다. “감람나무(올리브)”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 하나이며 풍요와 안전의 상징이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 (2)

지휘자를 위하여 마할랏에 맞춘 다윗의 마스길

하나님은 없다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타락하여 불의로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

평가 받는 인생

2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신다 분별력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3 그 모두가 치우쳤고 함께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커다란 오산

4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냐

5 거기서 그들이 정녕 두려워하리니 두려움이 없던 (곳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네 진의 뼈들을 흩으시기 때문이다 네가 부끄러워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큰 날의 도래

6 누가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포로 된 주님의 백성을 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14편과 동일하다. 제2권에 속하는 이 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1권의 [여호와/아도나이]와 다르게 [엘로힘]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2권이 세상(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기때문일 것이다. 표제의 “마할랏”은 곡의 이름이거나 악기를 가리킬 것이다. 14편에서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해진다(5절).

시편 54편: 나의 도움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다윗의 마스길. 십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때

내 기도

1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십시오

2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의 말들에 귀 기울이십시오

3 이는 낯선자들이 저를 (치러) 일어나고 포학한 자들이 제 목숨을 찾으며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라)

나의 도움

4 보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아돈]은 내 목숨을 붙드시는 분이시니

5 그분께서 내 적들에게 악을 돌리실 것이다 주님의 성실하심로 그들을 멸하십시오

6 자원제물로 제가 주님께 제사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

7 참으로 모든 고통에서 그분께서 나를 구하셨으며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다

<해설>

본 시편은 52편에 이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자신의 지파(유다 지파 십 사람)에 의해 배반을 당하고 상심하였다(삼상 23:19-29, 26:1-12).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1, 3절, cf. 삼상 26:18). 악한 자들은 다윗의 목숨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지키실 것이다(4절). 이러한 확신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증거한다(삼상 26:3-25).

시편 55편: 배반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다윗의 마스길

참을 수없는 긴장

1 하나님 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제 간구로부터 숨지 말아 주십시오

2 저를 잘 들으시고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합니다

3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억압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게 죄악을 떨어뜨리며 분노로 제게 적의를 품습니다

탈출을 추진하기

4 제 마음이 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칩니다

5 두려움과 떨림이 제게 임하고 공포가 저를 덮어

6 저는 말합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내게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쉴 텐데

7 보라 내가 멀리 달아나서 광야에서 지낼 텐데 (셀라)

8 광풍과 폭풍으로 휩쓸어 버리는 바람을 (피하여) 내가 내 은신처로 급히 갈 텐데

무정부 세력

9 혼돈시키십시오 주님[아돈], 그들의 혀들을 분산시키십시오 이는 제가 그 성 안에서 폭력과 다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0 밤낮으로 그들이 그 성벽 주위를 돌아다니니 죄악과 고생이 그 속에 있으며

11 파괴가 그 속에 있고 압제와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거짓 친구

12 참으로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그러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대항하여 뽐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그러면 내가 그로부터 숨었을 것이다-

13 함께 비밀을 달콤하게 나누며

14 하나님의 집에서 군중 속에 걸어 다녔던 바로 너 사람 내 벗 내 동료 내 친구다

15 죽음이 그들을 압제하여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들이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음이로다

들으시는 하나님

16 나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니 그분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18 그분께서 전쟁으로부터 평안히 내 영혼을 구속하셨으니 참으로 나를 대항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 (구속하셨다)

19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니 옛날부터 좌정하신 분께서 (괴롭게 하시나) (셀라) 그들은 변화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매끄러운 화자

20 그는 자기와 화평한 자들을 자기 손으로 쳐서 그분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21 그의 입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그것들은 뽑아 든 칼이다

장기적 전망

22 여호와께 너의 짐을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부양하시리니 그분은 영원히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23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을 (땅)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그들 날들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해설>

다윗은 원수들의 억압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고통 가운데(4-5절)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한다. 왕으로서 다윗은 사회가 악한 자들에 의해 혼돈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9-11절).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가까이 했던 자신의 “분신같은” 친구라는 사실이다(12-14절). 15절에서 다윗은 여러 대적들을 향한 저주를 표현한다.

16-18절은 반전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탄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구원을 의미하며 원수에 대한 보복을 동반한다(19, 23절). 원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평화 언약을 깨고 동맹을 공격하였다(19b-21절).

탄식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께 너의 짐을 맡겨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며 책임지실 것이다.

시편 56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휘자를 위하여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다윗의 믹담

블레셋인들이 가드에서 그를 잡았을 때

핍박과 약속

1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저를 짓밟으며 (저와) 싸우는 자가 온종일 저를 압제합니다

2 제 적들이 온종일 저를 짓밟으니 저와 교만하게 싸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3 제가 두려워하는 날에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4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 나는 두렵지 않다 육신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압제자의 열정

5 온종일 저(에 대한) 말로 그들이 저를 슬프게 하니 그들의 모든 생각들은 악하게 저를 (치려는) 것입니다

6 그들은 해치려고 가만히 숨어서 제 목숨을 바라며 제 발걸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7 죄악이 있는데 그들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노로 그 민족들을 쓰러뜨리십시오 하나님

보호자의 돌보심

8 제 방황을 주님께서 세셨으니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시오 (이것들이) 주님의 책에 있지 않습니까

9 제가 외치는 날 그때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편이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10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말씀을 찬양하며 여호와 안에서 제가 말씀을 찬양합니다

11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위험한 과거

12 하나님 주님께 (한) 서원이 제게 있으니 저는 주님께 감사제물로 갚을 것입니다

13 참으로 주님께서 제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설>

본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10-15에 나타난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도망하였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온종일 핍박을 당한다. 두려움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그의 믿음은 확고하다(9절).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사람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다(4, 11절, cf. 118:6, 히 13:6). 다윗은 고백은 편안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조롱과 목숨의 위협 가운데(5-6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외침이었다(8-9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으며(13절 “구하셨습니다” 완료형) 다윗은 역경 가운데 맺은 약속(서원)을 지킨다(12절).

시편 57편: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지휘자를 위하여 알닷스헷에 맞춘 다윗의 믹담

그가 사울 때문에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피난처

1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참으로 주님 안으로 제 영혼이 피하오니 파멸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로 제가 피합니다

2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3 그분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모욕하실 것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애[헤세드]와 주님의 성실[에메트]을 보내실 것입니다

대적의 포위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을 삼키는 자들 속에 누워있다 그들의 이들은 창과 화살들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5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6 내 영혼을 구푸리려고 그들이 그물을 내 발걸음에 준비하고 내 앞에 구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그 속에 쓰러졌다 (셀라)

기쁨의 찬가

7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고 제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제가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8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9 제가 백성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아돈], 제가 민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10 참으로 주님의 인애[헤세드]는 크셔서 하늘까지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이시다

11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해설>

표제에 나타난 “알닷스헷”(57-59편, 75편)은 “멸하지 마소서”(신 9:26, 사 65:8)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출이라는 주제에 대한 묵상을 위한 시임을 암시한다. “믹담”은 침묵의 시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다. “너무나 숭고한 은혜가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만 같아서 내면의 절제를 갖도록 하는 시편으로 이해된다.” (키드너)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로 동굴 안으로 피해 숨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주님 안으로 제 영혼이 피합니다”라고 고백한다(1절). 또한, 그는 자신의 위급한 상황(4, 6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며(2절)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사 하나님의 인애[헤세드]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소망한다(3, 5, 10-11절, cf. 108:4-5). 다윗은 현재 마음을 담대히 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였다(7-9절).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말(2-4, 6, 8절)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1, 5, 7, 9-11절)이 교차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을 다잡아가는 과정을 느낄수 있다.

시편 58편: 재판정에 선 압제자들

지휘자를 위하여 알다스헷에 맞춘 다윗의 믹담

도전

A 1 참으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느냐 공평하게 너희가 사람들을 재판하느냐

B 2 정녕 마음속에는 너희가 행하려는 불의들이 있고 손에는 너희가 땅을 다루려는 폭력이 있다

고발

C 3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빠졌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뱃속에서부터 치우쳤으니

4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같다

5 그는 마술사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숙한 요술사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저주

D 6 하나님 그들의 입 안에 이들을 꺾으십시오

D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들을 부수십시오 여호와시여

C 7 그들로 물처럼 증발하여 사라지게 하시며 그들이 당기는 화살들이 무뎌지게 하시고

8 움질일 때 녹는 달팽이처럼 해를 보지 못하는 사산아처럼 되게 하십시오

9 가시나무 불이 너희들의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 불붙은 나무든 날려 버리십시오

제거

B 10 의인이 복수를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그 악인의 피에 씻으니

A 11 사람이 (보고) 정녕 의인에게 열매가 있으며 정녕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해설>

다윗은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들을 고발한다(1-2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차 있다. 뱀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귀머거리 독사”(4절)라는 표현과 “마술사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5절)는 표현은 악한 자들의 완고한 그리고 어리석은 상태를 잘 드러낸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치아를 부수고(6절) 그들의 화살을 무디게(7절) 하심으로써 그들의 공격적인 탐욕을 제거해주시기를 구한다. 8-9절은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을 꺾으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위인들이 기뻐하며 심판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10-11절). 10절에서 의인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표현은 매우 잔혹한 이미지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전사로 묘사되고 있다(cf. 계 19:15).

시편 59편: 제 힘과 피난처시여

지휘자를 위하여 알다스엣에 맞춘 다윗의 믹담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을 때

적의 포위

A 1 제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 하나님 저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2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저를 구하시고 피의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B 3 참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매복하고 있으며 강한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단결하나 제 범죄나 제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시여

4 죄악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준비합니다 저를 위하여 깨어나셔서 보십시오

5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이방 나라를 깨우시고 방문하셔서 죄악을 (행하는) 모든 배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셀라)

포위망을 배회하다

6 그들이 저녁마다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7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악을) 쏟아내며 그들의 입술에 칼들을 (품고) 참으로 누가 들으랴 라고 합니다

승리의 확신

8 그러나 여호와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방 나라를 조롱하실 것입니다

C 9 제 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은 제 피난처시니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C 10 제 인애[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저를 대면하시며 하나님께서 제 적들을 (무찔러) 저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서서히 기울다

B 11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 백성이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며 쓰러뜨리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아돈]

12 그들 입의 죄와 그들 입술의 말과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으로인해 그들이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13 노여움으로 끝장내 주십시오 끝장내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땅끝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배고픈 무리

14 그들은 저녁마다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15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 방랑하며 만일 배불리 먹지 못하면 으르렁댑니다

승리의 찬양

A 16 그러나 저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아침마다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제 피난처시니 제 환난 날에 피난처십니다

17 제 힘이시여 제가 주님을 찬송하니 참으로 하나님은 제 피난처시며 제 인애[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설>

표제에서 말하는 배경(삼상 19:11이하)는 본 시편이 급박한 분위기로 읽혀야 함을 말해 준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 대해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3b-4a절) 그 무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들은 먹이는 찾아다니는 개처럼 다윗의 집을 멤돈다(6, 14-15절). 다윗은 그들의 악행을 고발한다(2절). 그들은 입술로 끊임없이 범죄한다(8, 12절, cf. 잠 15:2, 28).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1, 4절) 원수들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기를 구한다(13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피난처로 고백한다(9, 16-17절).

“그 모험과 이 노래는 더 큰 무엇으로 꽃을 피워낸 결과로서 ‘모든 민족’(5, 8절)과 ‘땅의 끝’이 완성된 시 안에서 보인다. 그것은 다윗이 즉위 이후에 그가 ‘내 백성’(11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온 세계의 대적들을 쳐부수는(13절) 사명을 떠안게 되는 것이었다.” (키드너)

시편 60편: 사람의 도움은 헛된 것이다

지휘자를 위하여 수산에둣에 맞춘 다윗의 믹담

가르침을 위하여. 그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고 요압이 돌아와 사해 골짜기에서 에돔인 만 이천 명을 쳐 죽였을 때

혼란의 흔적

A 1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거절하셔서 저희를 갑자기 치시고 진노하셨으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2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것을 가르셨으니 그 부서진 곳을 고치십시오 참으로 그것이 흔들립니다

3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가혹함을 보여주셨으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저희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4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화살을 피하여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셀라)

사람의 연약함

5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 손으로 구원하셔서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B 6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뻐하여 세겜을 나누고 숙곳의 골짜기를 잴 것이다

7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가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며 유다는 내 지팡이다

8 모압은 내 씻는 들통이고 에돔에 내가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내가 블레셋에 기뻐 외칠 것이다

싸움이 재개되다

9 누가 저를 요새화된 성으로 데려갈 것입니까 누가 저를 에돔까지 인도할 것입니까

A 10 주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거절하셔서 저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11 적으로부터 저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12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행하리니 그분께서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해설>

표제에 나타난 “수산에둣”은 백합화란 뜻으로 음악 장르나 곡 이름을 가리킬 것이다. 시의 배경은 다윗이 요압을 보내 에돔을 징벌하게 했을 때다(삼하 8:13, 대상 18:12, cf. 108:7-13). 그러나 1절과 10절은 그들이 경험했던 실패에 관해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을 때 전쟁은 곧 패배로 이어진다(cf. 44:9-11).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6-8절).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시라는 사실을 가르침 받게 된다(5, 9-12절). 4절은 한글개역개정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지만 화살을 피해 도망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다(cf. 렘 4:6).




시편 61–70편

시편 61편: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안전함이란

1 하나님 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2 제 마음이 약해질 때 제가 땅끝에서부터 주님을 부르니 저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3 참으로 주님은 제 피난처시며 원수 앞에서 견고한 망대시니

4 저로 주님의 장막에 영원히 우거하게 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날개 은밀한 곳에 피할 것입니다 (셀라)

안전함보다 더 나은 것

5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제 서원들을 들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업을 (제게) 주셨습니다

6 왕의 날들에 날들을 더하여주셔서 그의 해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7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앉게 하셔서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이 그를 지키도록 지정해주십시오

8 그러면 저는 제 서원을 날마다 갚으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해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높은 곳의 요새로 고백하며 자신을 숨겨주시기를 기도한다. 다윗은 피난처되신 하나님의 장막에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왕을 위한 축복으로 바뀌었다가(키드너는 후대에 개작된 것일 수 있고 본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 된다.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애[헤세드]와 성실/진리[에메트]”라는 단어의 조합은 시편의 다른 구절들에도 나타난다(25:10, 40:10-11, 57:3, 61:7).

시편 62편: 나의 모든 희망

지휘자를 위하여 여두둔에 맞춘 다윗의 시

억압 아래의 침묵

A 1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그분으로부터만 내 구원이 (나온다)

2 오직 그분만 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내 피난처시다

B 3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을 공격하려느냐 너희가 모두 기울어지는 벽처럼 밀리는 담처럼 살해할 것이다

4 오직 그들은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를 몰아낼 궁리를 하며 거짓을 기쁘게 여긴다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하나 그들 속으로는 저주한다 (셀라)

침묵의 지속과 공유

C 5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참으로 그분으로부터만 내 희망이 (나온다)

6 오직 그분만 내 반석이시고 내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내 피난처시다

C 7 하나님께 내 구원과 내 영광이 있고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 안에 있다

8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라 백성아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부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그림자와 실체

B 9 정녕 사람들은 헛되기만 하고 인간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10 압제를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희망을 품지 마라 재산이 번성해도 너희는 마음에 두지 마라

A 11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 내가 이것을 들었으니 참으로 힘은 하나님의 것이다

12 인애[헤세드]는 주[아돈] 주님의 것이오니 참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해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3-4절)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린다(1, 5절, cf.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이미 말했으니 어쩌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치 않고 단지 그에게만 문제가 덩그러니 남았다는 의미다”-키드너).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소망이 있다(7절). 다윗은 이 믿음으로 백성에게 명령한다.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라”(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자신의 힘, 재산)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10절, cf. 딤전 6:17).

시편 63편: 내 모든 갈급함

다윗의 시 그가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소원

1 하나님 주님은 제 하나님이시니 제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며 제 몸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처럼

2 그렇게 주님의 힘과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3 참으로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생명보다 좋아서 제 입술이 주님을 칭송합니다

4 그렇게 제가 주님을 제 삶 속에서 송축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

5 우유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처럼 제가 배부릅니다 기쁜 외침의 입술로 제 입이 찬양합니다

6 반드시 제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밤중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7 이는 주님이 제 도움이 되셔서 주님 날개 그늘에서 제가 기뻐 외치기 때문입니다

8 제 영혼이 주님을 따라붙으니 저를 주님의 오른손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9 그러나 (제) 목숨을 찾아 파멸시키려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0 그들은 칼잡이에게 넘겨져서 자칼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11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맹세한 모든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이 막힐 때 자랑할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신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cf. 11절에서 자신을 왕으로 칭하고 있다). 다윗은 현실적인 고난 중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을 뵈옵기를 소원한다. “여기에서 그 갈급함은 실제적으로 영혼과 육체 안에서 각성된 사랑 안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매우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다윗의 전 존재와 같다”(키드너). 다윗은 하나님의 인애[헤세드]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한다(3절, cf. 행 20:24).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5, 7, 11절). 그분을 사랑함으로 밤낮 그분을 생각한다(6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7-10절). 그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지만 왕의 칭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는다(11절).

시편 64편: 측량을 위한 측량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교활한 공격

1 하나님 제가 한탄할 때 제 소리를 들으시며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2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저를 숨겨주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선동으로부터 (숨겨 주십시오)

3 그들은 그들 자신의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하여 쓰라린 말을 그들의 화살처럼 당기고

4 은밀한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니 안심하는 자들을 갑자기 쏩니다

5 그들은 악한 말로 무장하고 올무들을 숨겨 놓으려고 의논하며 누가 그것들을 볼 것인가 하고 말합니다

6 그들은 불의들을 찾아내니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완전히 찾아냅니다

모범적인 처벌

7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살을 그들에게 쏘셔서 그들이 부상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8 그들의 혀가 그들을 넘어뜨리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가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9 그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과 그들이 이해한 그분의 행위를 전할 것입니다

10 의인이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 피하니 마음이 바른 모든 자가 자랑할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의 탄원시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고 은밀히 계획하는 대적자들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대적들은 우세한 군사력보다는 거짓말과 모함으로써 다윗을 꺾으려 한다. 그들은 국가적 원수라기보다는 반역을 일으키는 신하들일 것이다. 다윗은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6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그들의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7-8절).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다(10절). “심판은 여전히 미래이지만 기쁨은 이미 표출될 수 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채 압도적인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키드너)

시편 65편: 매우 인자하신 하나님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로 만든) 노래

은혜의 하나님

1 찬양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서원이 갚아질 것입니다

2 기도를 들으시는 분 주님께로 모든 육신이 나아갑니다

3 죄악의 일들이 저를 이길 때 저희 범죄들을 주님께서 속죄해주십니다

4 복된 자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성전 곧 주님의 집의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5 두려운 일들로 의롭게 저희에게 응답해주십시오 저희 구원의 하나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의지하는 분이시여

6 신들을 그분의 힘으로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시여

7 바다의 소리와 그 파도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동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여)

8 땅끝에 사는 자들도 주님의 표징들을 두려워하여 아침과 저녁을 맞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 외치게 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9 주님께서 그 땅을 방문하시고 그곳에 물을 대 주셔서 그곳을 매우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을 채우시며 그들의 곡식을 준비하시니 참으로 그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10 그곳의 밭고랑에 물을 대시며 그곳의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소나기로 그곳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곳의 싹에 복 주십니다

11 주님께서 한 해를 주님의 복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주님의 길들이 기름진 것을 뚝뚝 떨어뜨리고

12 광야의 초장이 (기름진 것을) 뚝뚝 떨어뜨리니 언덕들이 즐거움으로 띠를 맵니다

13 초원들이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들이 곡식으로 덮여 그것들이 기뻐 외치며 노래도 합니다

<해설>

본 시편은 풍요로운 추수에 감사하는 예배에 불려지는 노래다(9-13절).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다(4절).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며(3절)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의지할 분이시다(5절). 풍성한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잘 드러낸다.

시편 66편: 모두, 많은, 하나님의 하나님

지휘자를 위하여 노래. 시

세상의 경의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함성을 올려라

2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의 찬양을 영광스럽게 하라

3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께 굽실거립니다

4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나라의 이야기

5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두렵다

6 바다를 육지로 바꾸시고 강을 발로 건너게 하시니 거기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7 그분은 영원히 그분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눈은 나라들을 지켜보시며 고집 센 자들이 높아지지 못하게 하신다 (셀라)

국가적 시련

8 민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9 우리 목숨을 살려 놓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10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시험하시되 은을 제련하듯이 저희를 제련하셨습니다

11 주님께서 저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저희 허리에 고통을 두셨습니다

12 주님께서 사람으로 저희 머리 위를 타게 하시니 저희가 불 속과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풍족한 곳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빚

13 제가 주님 집에 번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님께 제 서원을 갚으니

14 제 고통 중에 제 입술을 열어서 제 입이 말한 (서원을 갚습니다)

15 번제물 살진 양을 숫양들을 태운 향기와 함께 제가 주님께 올리니 수소를 숫염소들과 함께 드립니다 (셀라)

한 사람의 이야기

16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와서 들어라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전할 것이다

17 그분께 내 입으로 내가 외치며 내 혀로 높였다

18 죄악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보았다면 주님[아돈]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19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내 기도소리를 잘 들으셨다

20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고 그분의 인애[헤세드]를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다

<해설>

본 시편은 감사 절기의 시편으로, 온 땅을 찬양의 자리로 불러드린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크신 능력을 찬양한다.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7절), 자신의 백성을 국가적 시련을 통해 훈련하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10-12절)을 찬양한다. 공동체의 찬양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이어진다(13절). 그는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애에 근거하여(20절)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증거한다.

시편 67편: 확장되는 영역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시. 노래

A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셀라)

B 2 땅에서 주님의 길을 알고 모든 나라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알 것입니다)

C 3 민족들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민족들 모두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D 4 나라들이 기뻐하고 기뻐 외치니

E 이는 주님께서 백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셔서

D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C 5 민족들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민족들 모두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B 6 땅이 그 소출을 냈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A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 땅끝까지 모두가 그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해설>

시인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바라본다(3, 5절).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의 공급하시는 은혜에 의존한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다. “본 시편에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 (키드너)

시편 68편: 높은 곳에 거하시는 폐하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노래

찬양이 팡파르

A 1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질 것이며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2 연기가 날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십니다 불 앞에서 초가 녹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B 3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그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C 4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노래를) 들어올려라 광야에서 (구름을) 타시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분의 얼굴 앞에서 기뻐하라

D 5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6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집에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편안한 곳으로 나오게 하신다 다만, 반역자들은 바짝 마른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왕의 순행

E 7 하나님 주님의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나가실 때 주님께서 사막에서 행진하실 때 (셀라)

8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를 내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시내산이었습니다

9 풍부한 비를 주님께서 내리셔서 하나님 주님의 유업이 지쳤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10 주님의 식구들을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F 11 주님[아돈]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큰 무리다

G 12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고 집안에 있는 여인들이 전리품을 나눈다

H 13 너희는 양 우리 사이에 누워서 은으로 입혀진 비둘기 날개들과 번쩍이는 금색인 그 깃털들을 가진다

I 14 전능자께서 그곳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살몬 산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았다

15 신들의 산 바산의 산 많은 봉우리의 산 바산의 산

J 16 너희 많은 봉우리의 산들아 왜 시기하느냐 그 산은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니 여호와께서도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17 하나님의 전차는 만만이요 천천이며 주님[아돈]께서 그것들 안에 계시니 시내 산의 성소 안에서(처럼 계신다)

K 18 주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에게 예물을 취하셨으니 반역자들조차도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위엄

L 19 주님[아돈]을 송축합니다 매일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셀라)

K 20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아돈] 여호와의 것이 되면 죽음에서 나오게 하신다

J 21 정녕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의 머리를 쳐부수시리니 자기 잘못 속에서 걸어가는 자의 정수리를 (쳐부수실 것이다)

I 22 주님[아돈]께서 말씀하셨다 바산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H 23 그래서 네 발이 짓밟아서 피를 (흘리며) 개들의 혀가 원수들에게서 그들의 몫을 (가질 것이다)

G 24 그들은 주님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소로 가시는 제 하나님 제 왕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F 25 탬버린을 치는 소녀들 가운데 성가대가 앞장서고 뒤에는 현악대가 (섰습니다)

E 26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스라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27 거기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젊은 베냐민이 있고 그들의 소란한 군중 속에는 유다의 고관들 스불론의 고관들 납달리의 고관들이 있다

28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힘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 이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D 29 예루살렘 위에 있는 주님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30 갈대밭의 짐승과 황소 떼와 민족들의 송아지들을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밟으시고 전쟁을 기뻐하는 민족들을 흩으셨다

C 31 고관들이 이집트에서 오고 구스인이 하나님께 그의 손을 속히 (예물을) 나를 것이다

폐막의 합창

32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주님[아돈]께 찬송하라 (셀라)

33 옛날부터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시는 분께 (찬송하라) 보라 그분께서 그분의 소리를 높이시니 강한 소리다

B 34 힘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분의 자랑스러움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힘이 구름들에 있다

A 35 하나님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해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일(7-8절)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을 찬양한다. 키드너는 이 노래가 다윗이 오벧에돔에서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그의 도성에 이르는 행진(삼하 6:12)을 위해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24-27절). 1절은 그러한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민 10:35).

4절(한글개역개정)의 “대로를 수축하라”라는 번역은 의역이 심하다. 하나님은 전사로 묘사되며(1절) 이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재판장(5절)으로 묘사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로운 자(6절), 가난한 자(10절)를 돌보시며 메마른 사막에 비를 내리셔서 자신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9절).

하나님은 다시 왕들을 흩으시는 전사로 묘사되며(14절), 풍부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고(12절) 높은 보좌(시온산)에 앉으시는 분(16-17절)으로 묘사된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들은 ‘신들의 산’으로 불렸다(15절, cf. 89:12).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한 작은 시온산을 부러워한다(16절). 18절은 에베소서 4:8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9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짐을 져주신다고 표현한다. 하나님은 자신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사 63:9).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귀하게 돌보시고 구원하지만 그분의 원수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21-23절). 하나님의 통치는 원수들의 완전한 복종과 모든 나라의 경배를 불러올 것이다(29, 31-32절). 30절의 “갈대밭의 짐승”은 악어나 하마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압제자인 이집트의 별명이다.

시편 69편: 박해받는 자의 기도

지휘자를 위하여 소산님에 맞춘 다윗의 시

문제의 바다

1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으로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2 제가 깊은 늪에 빠져 서지 못하여 제가 깊은 물로 들어가니 큰 물이 제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3 제가 외침으로 지쳐 제 목이 쉬었으며 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제 눈이 쇠하였습니다

4 이유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털보다도 많고 저를 끝내려는 자들, 제게 거짓으로 대하는 원수들이 강하여 제가 강탈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제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5 하나님 주님께서 제 우둔함을 아시니 제 잘못들이 주님에게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모욕적인 빈정거림

6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저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만군의 주님[아돈] 여호와시여 주님을 찾는 자들이 저로 인하여 수치스럽지 않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7 참으로 주님 때문에 제가 비난을 받아 수치가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8 저는 제 형제들에게 타인이 되었으며 제 어머니의 자녀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9 참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저를 삼켜서 주님을 모욕하는 모욕들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10 제가 금식하며 울 때도 그것이 제 비난이 되었고

11 제가 베옷 차림이었을 때도 제가 그들의 비유거리가 되었습니다

12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저에 관하여 말하며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 조롱의 노래를 (합니다)

외침

13 그러나 저는 제 기도가 주님께 있으니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때에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인애[헤세드]로, 주님의 구원의 진리로 제게 응답하십시오

14 늪에서 저를 구하셔서 저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로부터 제가 건져지게 하십시오

15 큰 물이 저를 넘쳐흐르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곳이 저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의 입이 제 위에서 닫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16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선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제게 향하십시오

17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으로부터 숨기지 마시고 제가 고통스러우니 빨리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18 가까이 오셔서 저를 구속하시고 제 원수들로부터 저를 속량해 주십시오

상처

19 주님은 저에 대한 비난과 제 부끄러움과 제 수치와 주님 앞에 (있는) 제 모든 적을 아십니다

20 비난이 제 마음을 부수어 제가 절망했습니다 제가 문상을 바랐으나 없었고 위로자들을 (바랐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21 그들은 제 음식으로 독을 주었고 제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저주

22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화평한 자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십시오)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못 보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들이 항상 흔들리게 하십시오

24 주님의 격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부으시고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25 그들의 진영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들의 장막들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26 이는 주님께서 치신 자를 그들이 핍박하며 주님께서 찌르신 고통에 관하여 그들이 전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27 그들의 죄악 위에 죄악을 더하셔서 그들로 주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28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에서 찬양

29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니 주님의 구원으로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십시오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일 것이다

31 (감사가) 소나 수소보다 여호와께 좋으며 뿔 있는 것이나 굽있는 것보다 (좋으니)

32 겸손한 자들이 보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33 참으로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들을 들으시고 갇혀 있는 그분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호스트로부터 찬양

34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분을 찬양한다)

35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들을 지으시니 그들이 거기에 살며 그곳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36 그분의 종들의 자손이 그곳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고난의 한계에 다다른 다윗이 하나님의 조속한 구원을 간청하며(13-18절) 원수에 대한 저주를 기도하는(22-28절) 시이다. 특별히 9절과 21절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 적용된다(요 2:17, 19:28-29).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저주하는 것과 그들의 위해 기도하신 예수를 밀접하게 병치시키는 것은 예표와 실체(type, anti-type) 사이의 간격을 만들고, 실제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태도 차이를 이끌어 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심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의인들의 모범이시다.” (키드너)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와 깊은 물에 완전히 갇히 상태로 묘사한다(2, 14-15절). 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다(5절). “이유 없이”(5절) 괴롭힘은 당하는 모습과 자신의 빚이 아닌 것을 위해 대가를 치뤄야 하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35:19). 그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으며(8절),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한없이 당했다(19-20절).

다윗의 기도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6절). 다윗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겸손한 자들)의 기쁨이다(32절). 그들도 다윗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며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33절). 이러한 개념은 대표 원리로써 그리스도의 무죄선언과 승귀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의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을 보여 준다.

다윗의 기도는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를 의지한 기도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고 선하신 인애로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13, 16절). 다윗의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우주적 정의 실현과 연결된다(27, 34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32절)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36절)을 영접하신다.

시편 70편: 속히 저를 도와 주십시오

지휘자를 위하여 기억 제물을 위한 다윗의 시

1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2 제 목숨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창피스럽게 하시고 제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치스럽게 하십시오

3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가게 하십시오

4 주님을 찾는 모든 자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크시다 라고 항상 말하게 하십시오

5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속히 제게 오십시오 주님은 제 도움이시며 제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해설>

본 시편은 40편:13-17과 거의 동일하다. 40:13은 “여호와시여 기쁘게 여겨 저를 구해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1절과 이 앞 부분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절은 모두 동일하다. 다윗은 급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시편 71–72편

시편 71편: 노년의 시편

바위와 요새

1 여호와시여 주님 안에 제가 피하오니 저를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2 주님의 의로 저를 구하셔서 건져 주시고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3 항상 가는 제 피난처의 반석이 되셔서 저를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친구

4 제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의한 자와 압제자의 손바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5 참으로 주님은 제 희망이시니 주님[아돈] 여호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6 주님은 제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의지하는 분이시며 제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제 (탯줄을) 끊으신 분이시니 주님 안에 제 찬양이 항상 있습니다

쇠약해지는 힘

7 많은 사람에게 제가 (불길한) 징조가 되었으나 주님은 제게 강한 피난처이십니다

8 제 입이 주님의 찬양으로 채워지니 온종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 늙었을 때 저를 내던지지 마시고 제 힘이 쇠잔할 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10 참으로 제 원수들이 저에 관해 말하며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의하며

11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아무도 구할 자가 없으니 쫓아가서 그를 잡자 라고 합니다

솟아오르는 희망

12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제 하나님 속히 저를 도와 주십시오

13 제 적대자들이 부끄러워 사라지게 하시고 제 악을 찾는 자들이 비난과 수치로 둘리게 하십시오

14 그러나 저는 항상 소망하며 주님의 모든 찬양을 더욱더 할 것입니다

15 제 입이 주님의 의를 전하며 온종일 주님의 구원을 (전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그 수를 측량할 수 없을지라도

16 제가 주님[아돈]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님의 의 곧 주님의 것만 상기시키겠습니다

늦은 수확

17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치셔서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18 (제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힘을 (오는) 세대에 전하고 주님의 권능을 오는 모든 자에게 (전할 것입니다)

19 주님의 의는 하나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20 주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고통과 악을 보여 주시더니 다시 저희를 살리셔서 그 땅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리십니다

21 주님께서 저를 더욱 크게 하시고 돌아보시고 저를 위로하십니다

끊임없는 찬양

22 저도 주님을 비파로 찬양하니 주님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제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수금으로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23 제가 주님을 찬송할 때 제 입술이 기뻐 외치니 주님께서 구속하신 제 영혼이 (기뻐 외칩니다)

24 제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를 읊으니 이는 제 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해설>

본 시편의 1-3절은 31편 1-3a절과 거의 동일하다. 시인은 자신의 오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변함없는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한다(3, 5절). 늙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의지할 자이시다(9절). 12-13절의 간구들은 다윗의 간구와 비슷하다(22:11, 70:1, 35:26). 시인은 한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의를 전하였다(16-17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15-16, 18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20절) 항상 돌보시고 끝내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의”[체다카]를 찬양하게 하신다(15, 16, 19, 24절).

시편 72편: 완벽한 왕

솔로몬의 시

왕의 의

1 하나님, 주님의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님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2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변호하고 주님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변호하니)

3 산들이 그 백성에게 평화를 날라 주며 언덕들이 의를 (날라 줄 것입니다)

4 그가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고 압제자들을 짓밟으리니

끝없는 통치

5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고 달 앞에서 대대로 (경외할 것입니다)

6 그는 깎은 풀 위의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와서

7 그의 날에 의가 싹나고 풍성한 평화가 달이 없어질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영역

8 그리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고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려)

9 그 앞에서 사막인들이 무릎을 꿇으며 그의 원수들이 흙을 핥을 것입니다

10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예물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조공을 드릴 것입니다

11 모든 왕이 그에게 경배하며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길 것입니다

자비로운 왕

12 왜냐하면, 그는 도움을 청하는 궁핍한 자를 구하고 도울 자가 없는 가난한 자를 (구하며)

13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들의 목숨을 구하여

14 압제와 폭력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속하니 그들의 피를 그의 눈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축복

15 (왕이) 그들을 살리려고 스바의 금을 (그들에게) 주니 항상 그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종일 (왕을) 축복할 것입니다

16 그 땅에 풍부한 곡식이 있고 산꼭대기에도 (풍부한 곡식이 있으며) 열매가 레바논처럼 물결 치고 사람들이 성에서 땅의 채소처럼 피어나게 하십시오

17 그의 이름이 영원하고 해 앞에서 그의 이름이 번성하고 온 나라가 그로 인하여 복받으며 그를 복되다고 하게 하십시오

송영 및 결론

18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분은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19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게 하여라 아멘 아멘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해설>

본 시편은 솔로몬의 시로 신약에서 메시아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지만 이사야 11:1-5과 60장에서 62장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 시편은 왕을 위해 기도하며 이상적인 왕권을 바라본다.

왕은 하나님의 정의[미쉬팟]와 의[체다카]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체덱]와 정의[미쉬팟] 안에서 판단할 것이다(1-2a절).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며 압제자들에게 형을 집행할 것이다(2b, 4절, cf. 12-14). 왕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5절) 백성에게는 평화[샬롬]를 안겨 줄 것이다(3, 7절).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칠 것이며 원수들은 그 앞에 굴복될 것이다(8-11절).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조공을 드린다는 표현(10절)은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왕상 10:1)을 상기시키며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을 바라보게 한다. 17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언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릴 왕을 세우실 때에 그분의 백성은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15-19절).

마지막 절의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표현은 제2권을 종결하는 것이거나 저자의 책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WBC는 본 시편이 후대의 전통에서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로 여겨졌다고 본다.






제3권 73~89편


시편 73–80편

시편 73편: 비할 데 없는

아삽의 시

질투의 역병

1 정녕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선하시다)

2 그러나 나는 거의 내 발이 치우칠 뻔했고 내 발걸음이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으니

3 이는 내가 악인들의 평안을 보면서 그 자랑하는 자들을 질투했기 때문이다

4 참으로 그들의 죽음에는 고통들이 없고 그들의 몸은 살쪘으며

5 인생이 (겪는) 고생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처럼 재앙을 당하지도 않는다

6 그러므로 오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폭력이 그들을 옷처럼 덮었다

7 그들의 눈은 살이 쪄서 삐져나왔으며 마음은 망상들로 넘친다

8 그들이 비웃고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니 높은 곳에서 말한다

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올 (때) 가득 찼던 물이 그들에 의해 말라 버렸다

11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12 보라 이들은 악인들이다 그런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기만 한다

13 정녕 내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한 것이 헛되고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씻은 것이 (헛되니)

14 나는 온종일 맞으며 아침마다 징계받는다

믿음의 빛

15 만일 내가 그렇게 전하리라 하고 내가 말하였다면 주님의 아들들의 세대가 내가 속이는 것이었을 것이다

16 어쨌든, 내가 이것을 알려고 깊이 생각했으나 그것은 내 눈에 고생이었다

17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

18 정녕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들을 황폐한 곳에 떨어뜨리셨습니다

19 어떻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20 자다 깬 꿈처럼 주님[아돈]께서 깨실 때 그들의 형상을 주님께서 멸시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불꽃

21 참으로 제 마음이 쓰리고 제 양심이 찔리는 듯이 아파도

22 저는 우둔하고 아는 것이 없어 주님께 짐승과 같았습니다

23 그러나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 주님께서 제 오른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24 주님의 조언으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저를 취하실 것입니다

25 하늘에 누가 저를 위하여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제가 땅에서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26 제 몸과 마음이 쇠진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제 마음의 반석이시고 제 몫이십니다

27 참으로 이제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끝내십니다

28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은 제게 복입니다 저는 주[아돈] 하나님을 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을 전할 것입니다

<해설>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낙심과 불신앙에 빠찔뻔한 경험을 공유한다(2-5, 12-13절, cf. 37:1). 악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부를 누린다(cf. 10절은 번역이 다소 어렵다. ESV는 “그들에게서 실패를 발견할 수 없다”고 번역했다). 그러나 시인은 많은 사람과 같이 고통을 경험하며(5절) 어렵게 순결한 길을 걷고 있다(13-14절, cf. 26:6).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마지막에 대해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의 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들을 황폐케 하실 것이며 영원히 거절하실 것이다(18-20절, cf. 마 7:23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시인은 깨닫는다. 비록 현세의 고통이 가볍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하셨으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셨다(23절).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주실 것이다(24절, cf. 롬 8:29). 이제 시인은 자신의 시각이 바뀌었음을 고백한다: 오직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25절). 그는 연약해진 육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다(26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복된(선한) 일이며 그분께 피하는 것이 지혜다(28절).

시편 74편: 큰 파괴

아삽의 마스길

버림받은 유선

1 어찌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히 거절하십니까 주님의 목장의 양 떼에게 주님의 노를 뿜어내십니까

2 주님께서 옛날에 (값 주고) 사신 주님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유업인 지파와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시온 산을 (기억하십시오)

3 주님의 발걸음을 영원히 황폐해진 곳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원수가 그 성소 안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약탈당한 성전

4 주님의 적들이 주님의 회당 가운데서 고함치며 자기들의 표징들을 (그곳에) 놓았습니다

5 그들은 나무 무더기 위에서 도끼들을 들어 올리는 자 같았습니다

6 이제 그곳의 새겨진 문들을 모두 도끼와 쇠망치로 그들이 쳤습니다

7 그들이 주님의 성소를 불살랐고 땅에서 주님의 이름의 처소를 욕되게 했습니다

8 그들이 그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파괴하자 하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을 불살랐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침묵

9 우리 표징들을 우리는 못 보았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언제까지 (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10 하나님 언제까지 적이 모욕하게 하시렵니까 원수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멸시하게 하시렵니까

11 어찌하여 주님은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셨습니까

고대의 업적

12 하나님은 옛날부터 제 왕이시며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3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서 수룡들의 머리들을 부수셨습니다

14 주님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셔서 사막의 백성에게 음식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15 주님께서 샘과 개울을 쪼개시며 항상 흐르는 강들을 말리셨습니다

16 낮이 주님의 것이며 밤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광채와 해를 준비하셨습니다

17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18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을

19 주님의 산비둘기의 목숨을 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님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20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참으로 땅의 어두운 곳들이 폭력의 소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21 억눌린 자가 수치스러워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22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송사를 따지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온종일 주님을 비난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3 주님의 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소리가 계속 높아갑니다

<해설>

본 시편은 79편과 137편에서와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아마도 성전 파괴가 일어났던 BC 587년의 바벨론 공격이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대박해(BC 168-165년)일 것이다. 8-9절은 후자를 지지하는 듯하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며 그 진노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1, 10절). 시인은 깊은 혼란에 빠져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며 시온 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원수들은 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1-3절). 4-8절은 적들의 회당(만남의 장소) 파괴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이다(7, 10절).

12-17절에서 시인은 갑자기 왕이신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구원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이끄셨다(13-14, 16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18절)과 자신의 언약(20절)을 위하여 일어나 주시기를 간구한다(22절).

시편 75편: 최상의 재판관

지휘자를 위하여

놀라운 이야기

1 저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에 저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합니다

재판관의 말씀

2 참으로 내가 정한 시기에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3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자가 녹을 때 나는 그곳의 기둥들을 지킬 것이다 (셀라)

4 나는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악인들에게 뿔을 높이지 마라

5 높은 곳을 향하여 너희 뿔을 높이지 마라 거만한 목으로 돌아서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정의의 비전

6 참으로 높이는 것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가 아니고 광야로부터가 아니다

7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니 그분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니 거품 있는 포도주가 완전히 섞였다 그분께서 그것을 부으시면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비우도록 마셔야 한다

끝없는 영광

9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10 악인들의 모든 뿔을 내가 베어낼 것이고 의인의 뿔들은 (높이) 올려질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타협없는 재판이 이루어질 것에 관해 노래한다(2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며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다(7절, cf. 삼상 2:7, 눅 1:52). 8절에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cf. 렘 25:15).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교만한 자들을 경고하며(4절)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한다(9절). 10절의 “나”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시인의 결심을 말할 수도 있다.

시편 76편: 유다의 사자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아삽의 시. 노래

자신의 성루에 계신 하나님

1 하나님께서 유다에 자신을 알리셨으니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크시다

2 그분의 거주지는 살렘에 있으며 그분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3 거기서 그분께서 활의 불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부수셨다 (셀라)

무기력한 침략자

4 주님은 눈부시니 먹이가 (가득한) 산보다 귀하십니다

5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모든 용사가 그들의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6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꾸지람에 기병과 말이 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일어나시다

7 주님, 주님은 두려우시니 주님께서 노하신 후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8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재판을 듣게 하시니 땅은 두려움으로 잠잠합니다

9 땅의 모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일어나실 때 (셀라)

반란군이 제압당하다

10 참으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노여움을 주님께서 허리에 차십니다

1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분의 주위의 모든 자들아 그 경외할 분께 예물을 가져오라

12 그분은 지도자들의 영을 꺾으시리니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분이시다

<해설>

본 시편의 양식(패턴)은 단순하다. 먼저 큰 구원(1-6절)을 회상하고 다음 더 큰 심판(7-12절)을 회상한다. 하나님의 지상 처소인 예루살렘/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력화시키신다. 5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의 군대를 하루 아침에 친 사건(사 37:33, 36)을 연상케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실 때 땅은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되며 모든 높은 자들은 그분 앞에 굴복될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9절).

시편 77편: 두 가지 분위기의 묵상

지휘자를 위하여 여두둔에 맞춘 아삽의 시

고통의 외침

1 내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니 그분께서 내게 귀 기울이십니다

2 내 환난 날에 주님[아돈]을 내가 구했습니다 내 손을 밤새 치켜들어도 지치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해하며 한탄하니 내 영이 약해집니다 (셀라)

마음의 탐색

4 주님께서 제 눈꺼풀을 붙들고 계시니 제가 산란하여 말할 수도 없습니다

5 제가 옛날 곧 오래 전의 세월을 생각합니다

6 제가 그날 밤에 제 노래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제 영이 살폈습니다

7 주님[아돈]께서 영원토록 거절하실까 다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까

8 그분의 인애가 영원히 없어진 것인가 말씀도 대대로 끝난 것인가

9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노여움 때문에 그분의 자비를 닫으셨는가 (셀라)

과거로부터 용기

10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내 아픔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 손이 바꾸실 것이다

11 제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니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옛날 일들을 기억합니다

12 제가 주님의 모든 일을 읊조리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13 하나님 주님의 길이 거룩하시니 어

14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주님의 힘을 민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15 주님께서 편 팔로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의 능력의 천둥

16 물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보고 몸부림치며 깊은 바다까지도 떨었습니다

17 구름들이 물을 쏟으며 구름들이 (천둥) 소리를 내며 주님의 화살들도 날아다녔습니다

18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오리바람 속에 있고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었으며 그 땅이 흔들리고 진동했습니다

19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님의 길이 큰물에 있으나 주님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해설>

시인은 오랫동안 고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거절하실지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고통 받는다(7-9절). 그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한다(11-12절, cf. 10절은 번역이 난해하다. PBV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병약함이다. 그러나 나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세월]들을 기억할 것이다”로 번역했다). 이 묵상을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일으킨다(13-14절). 그의 고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선포하는 일로 바뀐다. 14-20절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묘사하다. 시는 절정으로 끝나는데 이 구절들은 “구원의 기적을 떠올리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예배 행위다.” (키너드)

시편 78편: 우리가 잊지 않도록

아삽의 마스길

역사에서 온 설교

1 내 백성아 내 율법[토라]를 들어라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2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의 수수께끼들을 쏟아 내리니

3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곧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말할 것이다)

4 여호와의 찬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5 그분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토라]를 두셔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것들을 알리도록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6 다음 세대 곧 태어날 자손이 알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여

7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8 그들이 자기 조상들 곧 고집 세고 거역하는 세대 자기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세대 자기 영이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잊혀진 기적

9 에브라임 자손이 궁수들로 무장했지만 전쟁의 날에게는 돌아서고 말았다

10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율법[토라]에 따라 걸어가기를 거절했다

11 그들이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다)

12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집트 땅의 소안 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13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물을 둑처럼 서게 하셨으니

14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15 광야에서 바위들을 쪼개셔서 매우 깊은 곳의 (물)처럼 마시게 하셨으며

16 바위에서 시냇물을 나오게 하셔서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셨다

불안의 중얼거림

17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에게 죄지어 메마른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거역했으니

18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 자신을 위한 음식을 요청했다

19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차리실 수 있을까

20 보라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 나오고 강물이 넘쳐흘렀으나 빵도 그가 주실 수 있을까 그가 그의 백성에게 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을까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으니 불이 야곱에게 붙었고 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타올랐다

22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3 그분께서 위로 구름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늘의 문들을 여셨다

24 그분께서 그들 위에 먹을 것으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25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으니 그들이 배부르도록 그분께서 먹을 것을 보내셨다

26 그분께서 하늘에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남풍을 이끄셔서

27 그들 위에 흙처럼 고기를 내려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날개 달린 새를

28 그분의 진 안에 떨어뜨리셨으며 그분의 처소 주위에 (떨어뜨리셨으니)

29 그들이 먹고 매우 배불렀으며 그들이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갖다주셨다

30 그들의 탐욕이 식기도 전에 아직 그들이 먹은 것이 그들의 입 속에 있을 때

31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타올라서 그중에 살진 자들을 죽이셨으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

무의미한 회개

32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이 다시 죄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다

33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끝나게 하셨으며 그들의 해들을 공포 속에서 (끝나게 하셨다)

34 그분이 그들을 죽이시면 그들이 그분을 구하였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라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시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

36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속이고 자신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했다

37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확정되지 않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38 그러나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죄악을 속죄해주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분의 노를 많이 돌이키시며 그분의 모든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

39 그분께서 그들이 육신임을 기억하셨고 영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기억하셨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

40 얼마나 그들이 광야에서 그분을 거역했으며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했는가

41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고통스럽게 했다

42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으니 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신 날

43 곧 이집트에 그분의 표징들을 행하시고 소안 들에 그분의 이적들을 (행하셨던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44 그분께서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셔서 그들의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45 그분께서 그들 안에 파리 떼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으며 개구리 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파멸시키셨다

46 그분께서 그들의 소출을 황충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47 그분께서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죽이셨으며 서리로 그들의 돌무화과나무를 (죽이셨다)

48 그분께서 그들의 동물들 위에 우박을 주셨으며 불 재앙을 그들의 가축들 위에 (주셨다)

49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불타는 분노와 진노와 격노와 고통을 보내셨으니 재앙의 천사 사절단을 (보내셨다)

50 그분께서 그분의 노를 위한 길을 평탄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기셨다

51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모든 맏아들을 치셨으며 함의 장막들에서 기력의 시작을 (치셨다)

52 그러나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양 떼처럼 이동하게 하셨으니 광야에서 양 떼처럼 그들을 이끄셨다

53 그분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원수들을 바다가 덮어 버렸다

약속의 땅에 대한 감사

54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이 지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55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유업을 줄로 나누셔서 이스라엘 지파들로 그들의 장막들에 거주하게 하셨다

56 그래도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으며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지 않았다

57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물러나서 배신했으니 그들이 늘어진 활처럼 바뀌었다

58 그들이 자신들의 산당들로 그를 노하시게 했으며 자신들의 조각상들로 그분을 질투 나시게 했다

59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매우 거절하셨다

60 그분께서 실로의 처소를 버리셨으며 사람 가운데 그분께서 거하시던 장막을 (버리셨다)

61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포로로 내주셨으며 적의 손에 그분의 영광을 (내주셨다)

62 그분께서 주님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분의 유업에 진노하셨다

63 그분의 청년들을 불이 삼켰으며 그분의 처녀들에게는 결혼축하 노래가 없었다

64 그분의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졌으나 그분의 과부들은 울지 못했다

새로운 시작

65 그때 주님[아돈]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자처럼 깨어나셨으니 포도주 때문에 외치는 용사처럼 (깨어나셔서)

66 그분의 적들의 뒤를 치시고 영원한 비난을 그들에게 주셨다

67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셔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68 유다 지파를 택하셨으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69 그분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영원히 그 기초를 놓으신 땅처럼 지으셨다

70 그분께서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셨으니 양 떼의 우리로부터 그를 취하셨다

71 어미 양을 따라 (다니던) 그를 그분께서 데려다가 그분의 유업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니

72 (다윗은) 그의 완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양)치고 그의 손의 명철함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해설>

본 시편은 105, 106, 138편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재로 하는 역사 시편이다. 1절과 2절은 지혜의 글 양식을 취한다. 시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7절) 조상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한다.

9-11절에서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였지만 타락과 배도의 상징이 되었다(호 4:1-3). 12절의 소안(Zoan)은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의 북동쪽에 있는 수도이다. 13-16절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을 묘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의심했다(19-20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며 불신하는 그들로 인하여 진노하셨으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베푸어주셨지만 결국, 그들을 먹는 중에 죽이셨다(21-31절, cf. 106:15).

32-37절은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범죄를 묘사한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볼 때에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듯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다(36-37절, cf. 호 5:15-6: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속죄해주시는 일을 반복하셨다(38절).

40-53절은 출애굽 사건을 상세히 묘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분을 슬프시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다(40-41절, cf. 한글개역개정은 41절에서 “노엽게 하였다”라고 번역했지만 그 히브리어 동사 [타바]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동사로 “상처를 입거나 자극을 받다”는 의미다).

54-64절은 가나안 땅 정착이후 실로의 성소 파괴까지(60절)의 역사를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을 지적한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다”(56절)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57절) 우상들을 섬겼다(5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죽음에 내어주셨으며(62-64절). 61절의 “영광”은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킨다(cf. 삼상 4:11, 22). 65-72절은 그 국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사 대적을 물리치신 일(65-66절)과 유다지파와 시온 산을 택하신 일을 기록한다(67-68절, cf. 삼하 5: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70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메시아)은 반역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다.

시편 79편: 분노

아삽의 시

신성모독

1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유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폐허더미로 만들었습니다

2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주고 주님의 경건한 자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먹이로 주어)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위에 물처럼 쏟았으나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 저희가 저희 이웃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으니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람감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우정

5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불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6 주님의 노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위에 (쏟아 부으십시오)

7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냉혹함

8 저희의 이전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의 자비들이 저희 앞에 오게 하십시오 참으로 저희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9 저희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죄들을 속죄해주십시오

10 왜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까 흘려진 주님의 종들의 피들을 복수하심으로 저희 눈앞에서 그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탄식, 비방 또는 찬양

11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가 주님 앞에 오게 하셔서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남겨 주십시오

12 저희 이웃들이 주님[아돈] 주님을 모욕한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품에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13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목장의 양이니 저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드리며 주님의 찬양을 대대로 전할 것입니다

<해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 가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는 ‘의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당혹함에 대한 믿음의 외침”이다. 이러한 외침은 74편의 외침과 흡사하다. 시인은 이 참혹한 패배와 살육이 하나님의 진노(백성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 외침의 초점은 그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하는 것이다(5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악을 기억지 마시고 진노를 돌이키사 자신의 백성을 짓밟았던 이방 나라들에게 쏟으시기를 간구한다(6, 8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도우시고 속죄하여 주시기를 구한다(9절). “여기서 최상의 축복은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신실하심과 명예의 관점에서 약속되어 진다. 그것은 강력한 배경이다.” (키드너) 황폐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한다(13절).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80편: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휘자를 위하여 소산님에둣에 맞춘 아삽의 시

먼 목자 숨겨진 태양

1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 기울이십시오 요셉을 양 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이시여 (빛을) 비춰 주십시오

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권능을 일으키시고 저희를 구원하러 와 주십시오

3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눈물의 빵

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노하시겠습니까

5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셔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6 주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이웃에게 분쟁거리로 두시니 저희의 원수들이 저희를 조롱합니다

7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저희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황폐한 포도나무

8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뽑으셔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9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 잎을 닦으시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땅을 가득 채우시니

10 산들이 그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로 하나님의 백향목이 (덮였습니다)

11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을 바다까지 보내고 그 새순을 강까지 (보냈습니다)

12 왜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울타리들을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이 그 열매를 따게 하셨습니까

13 멧돼지가 숲에서 나와 그것을 마구 먹고 들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마지막 탄원

14 만군의 하나님 제발 다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살펴 봐 주십시오)

15 주님의 오른손이 심으신 줄기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16 그것이 잘려서 불에 탔으니 주님의 얼굴의 꾸지람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입니다

17 주님의 손이 주님의 오른쪽 사람 곧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인자 위에 있게 하십시오

18 우리가 주님에게 치우치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셔서 주님의 이름을 저희로 부르게 하십시오

19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저희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해설>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3, 7, 19절)라는 후렴은 본 시편의 주제다. 이 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갔던 앗수르의 공격(BC 734-722년)을 배경으로 한다. 북이스라엘은 종종 에브라임으로 불렸으며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함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2절).

시인은 하나님을 양 떼를 이끄는 목자로(78:71),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한다(1절). 그 사랑과 능력에 호소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양 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여 눈물의 빵을 먹으며 원수에게 조롱을 받는다(4-6절).

8-16절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다(cf. 사 5:1-7).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뽑으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 포도나무는 관리를 받아 풍성하게 번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포도원을 원수에게 내어주셨다(12-13절).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들”(15절)로 “인자”(17절)로 묘사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19절). 얼굴을 비춰달라는 표현은 민수기 6:25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친밀함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편 81–89편

시편 81편: 나팔을 불어라

지휘자를 위하여 깃딧에 맞춘 아삽의 시

크게 기뻐하라

1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뻐 외쳐라 야곱의 하나님께 함성을 올려라

2 음악을 올려라 작은 북을 치고 비파와 함께 즐거운 수금을 (연주하라)

3 초하루에 뿔나팔을 불어라 우리의 명절인 보름에 (불어라)

4 참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법규다

5 이집트 땅을 치러 그분께서 나가실 때 그분이 요셉에게 두신 증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가 듣는다

기억하라

6 내가 그의 어깨로부터 짐을 치우고 그의 손을 광주리에서 자유롭게 했다

7 고통 중에 네가 부를 때 내가 너를 구했으니 내가 천둥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했다 내가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셀라)

8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네게 경고하니 이스라엘아 네가 내 (말)을 들으려면

9 네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10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올린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회개

11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래서 내가 그를 그들 마음의 고집대로 버려두어 그들이 자신들의 꾀를 따라갔다

13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어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어갔으면

14 당장 그들의 원수들을 내가 굴복시켰을 텐데, 그들의 적들 위에 내 손을 다시 올렸을 텐데

15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굽실거리고 그들의 때가 영원할 텐데

16 그가 가장 좋은 밀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했을 텐데

<해설>

본 시편은 특별한 절기(초막절)의 예배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야의 여정을 기념한다. 3절의 “초하루”는 ‘초승달/새 달’로 일곱째 달을 가리킨다(레 23:24). 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초막절의 규례들을 정하셨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시고(6절) 인도하셨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9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11-12절, cf. 롬 1:24, 26, 28). 15절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 속일지라도 정해진 때까지 그들의 심판은 지속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시편 82편: 재판받는 신들

아삽의 시

하늘의 법정

1 하나님께서 신(들)의 회중 안에서 계시며 신들 가운데 그분께서 심판하신다

기소와 문장

2 언제까지 너희가 불의로 재판하며 악인들의 편을 들 것이냐 (셀라)

3 약한 자와 고아를 재판하되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의롭게) 재판하라

4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하되 악인들의 손에서 구하여라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둠 속에서 걸어가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지만

7 정말로 사람처럼 너희는 죽을 것이고 고관 중의 하나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의 외침

8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땅을 심판하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해설>

1절의 “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델리취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인간 재판관을 가리킨다고 본다(출 21:6, 22:8). 다른 이들은 “신들”을 ‘악한 영들’(엡 6:12)로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이방 신들을 가리키며 다신론의 개념이 스며들었다고 보지만 정당한 해석은 아니다. 5절은 악한 재판관에 관한 묘사라기보다는 약한 자들에 관한 묘사이다(cf. 시 11:3).

6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35에서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신다. 재판관에게 주어진 높은 특권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7절)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참된 재판관이시자 모든 나라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8절).

시편 83편: 둘러싸여

노래 아삽의 시

주의 대적들을 보소서

1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2 참으로 이제 주님의 원수들이 소란하니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3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치려고) 의논합니다

4 그들이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나라에서 그들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 라고 합니다

5 참으로 그들이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께 맞서서 언약을 맺었으니

6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과

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주민들입니다

8 앗수르도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롯 자손의 팔이 되었습니다 (셀라)

주님,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9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10 그들이 엔돌에서 몰살당하여 그 땅의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11 그들의 귀인들은 오렙과 스엡처럼 만드시고 그들의 모든 군주를 세바와 살무나처럼 (만드십시오)

12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를 위하여 차지하자 라고 했습니다

물러나 사라질 때까지

13 제 하나님 검불처럼 바람 앞의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만드십시오

14 숲을 태우는 불처럼 산들을 사르는 불꽃처럼

15 그렇게 주님의 회오리바람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16 그들의 얼굴들을 수치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로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십시오

17 그들로 부끄러워 항상 무서워 떨게 하시고 그들로 창피를 당하여 망하게 하십시오

18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 여호와는 주님 홀로이시니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십시오

<해설>

본 시편의 배경은 아마도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에게 위협을 받던 때인 듯하다(대하 20장).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대적들의 목록(6-8절)은 역대하의 기록보다 훨씬 길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의 위협과 특정한 동맹보다 더 큰 기도,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세상의 다년간에 걸친 침략과 관련이 있는 기도일 것이다”(키드너). 시인은 대적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5절) 하나님의 목장을 차지하려 하니(12절)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주실 것을 간구한다. 과거 기드온과 드보라 때 허락하신 승리를 회상하며(9, 11절, cf. 삿 4:9, 7:19)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적을 무찔러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인의 최종 관심은 복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아지는 것에 있다(16, 18절).

시편 84편: 주의 전에 이끌림

지휘자를 위하여 깃딧에 맞춘 고라 자손의 시

멀리 있는 본향

A 1 주님의 처소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2 제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여 쇠약하기까지 하며 제 마음과 육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3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제단들 곁에서 참새도 집을 찾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을 둘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제 왕, 제 하나님이시여

4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됩니다 계속 그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갈망하는 여행

B 5 그의 힘이 주님 안에 있고 그들의 마음 안에 큰 길이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6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을 샘터로 만들리니 이른 비가 못을 이루어 그것을 덮을 것입니다

7 그들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가니 시온에서 하나님께 나타날 것입니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눈부신 존재

A 9 저희의 방패를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10 참으로 주님의 뜰 안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 일보다 좋아서 제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제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서 있기를 (택했습니다)

11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시니 은혜와 영광을 여호와께서 주시며 완전하게 걸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12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해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임재)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다. 고라 자손의 시는 42-49, 84, 85, 87, 89편이 있다. 시인은 몸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울부짖는다(2절). 42편에서와같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갈망의 대상으로 여긴다. 단지 장소에 대한 애착이 아니다. 시인은 세 번에 걸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말한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되다(4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다(12절). 5절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 성전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6절의 [바카]는 발삼나무 혹은 사시나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성전(임재, 7절)을 향해 가는 자들은 “바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샘터”를 만나게 될 것이다.

9절의 “방패”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는 평행절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가리킨다. 키드너는 이 표현이 왕의 추방과 같은 국가적 비극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10절의 “문지기로 서있다”는 동사[사팝]은 대상 26:1절에 나오는 문지기[쇼에르]와 다르다 [쇼에르]는 고위관직이라면 [사팝]은 그저 ‘문턱에 서서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시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초괴의 복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현실의 고난 앞에서 의문을 품기보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한다.” (키드너)

시편 85편: 회복

지휘자를 위하여 고라 자손의 시

지난 날의 자비

1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주님의 땅을 기쁘게 여기셔서 포로 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 주님께서 주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셀라)

3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노여움을 거두시며 주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셨습니다

현재의 소외

4 저희를 회복시키십시오 저희 구원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노를 거두십시오

5 영원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노하시며 대대로 주님께서 계속 진노하시겠습니까

6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백성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7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반영을 위한 일시 정지

8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경건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9 정녕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그분의) 영광이 저희 땅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조화로운 전망

10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이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 맞춥니다

11 성실[에메트]이 땅에서 싹 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 봅니다

12 여호와께서도 복을 주시니 저희 땅이 그것의 소출을 낼 것입니다

13 의가 그분 앞에서 걸어가며 그분의 발걸음을 위한 길을 놓을 것입니다

<해설>

시인은 먼저 지난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회복하셨던 때를 추억한다(1-3절).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것같아 보인다(4-7절). 그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인애를 베풀어주시고 구원해주시기를 구한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인애, 성실, 의, 평화, 10-11절)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한다. “인애와 성실”의 쌍은 25:10, 40:10, 11, 57:3, 61:7에도 나타난다.

시편 86편: 나의 곤고한 날에

다윗의 기도

탄원자

1 여호와시여 주님의 귀를 기울이셔서 제게 응답하십시오 참으로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2 저는 경건하오니 제 영혼을 지키시고 주님은 제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십시오

3 주님[아돈], 제게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 제가 온종일 부르짖습니다

4 주님의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십시오 참으로 주님[아돈], 주님께서 제 영혼을 들어 올리십니다

5 왜냐하면, 주님[아돈], 주님은 선하셔서 용서해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큰 인애[헤세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6 여호와시여 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제 간구하는 소리를 잘 들어 주십시오

7 제 환난 날에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참으로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십니다

주권자

8 신들 중에 주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님[아돈],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같은 일이 없습니다

9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아돈],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공경할 것입니다

10 이는 주님은 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주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할 것입니다

12 제가 제 온몸으로 주님[아돈], 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겠습니다

13 이는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제게 크시니 주님께서 제 목숨을 깊은 스올로부터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조롱

14 하나님 거만한 자들이 저를 (치러) 일어나고 포학한 자들의 무리가 제 목숨을 찾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 앞에 두지 않습니다

15 그러나 주님[아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16 제게로 향하셔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힘을 주시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주십시오

17 제게 선함의 표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 주님께서 저를 도우셨고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시편 책3권에서 그의 유일한 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의 큰 인애[헤세드]이다(5, 13, 15절). 2절에서 자신이 경건하니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다(1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다윗의 주님이 시다. 다윗은 그분의 종으로 서있다(2, 4절).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한다(11절). 그것이 그분을 공경하는 일이며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이다(12-13절).

14-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치러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긴급히 필요함을 고백한다. 그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크신 “인애와 성실”로써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고 고백한다(15절).

시편 87편: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이 말해진다

고라 자손의 시 노래

신의 도시

1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으니

2 야곱의 모든 처소 중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3 하나님의 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이 말해진다 (셀라)

모성

4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벨론을 기억나게 하리니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거기서 태어났다

5 시온에 관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말해진다 그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시온을 굳건하게 하신다

6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기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셀라)

기쁨의 도시

7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이 함께 나의 모든 샘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해설>

1-3절은 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말한다. 4절의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킨다(사 30:7). 이집트와 바벨론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6절)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불릴 것이다(4-5절). 본 시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시에 합병되어 가득 채워질 것을 바라본다.

시편 88편: 깊은 어둠

노래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마할랏르안놋에 맞춘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잠 못 이루는 간청

1 여호와 제 구원의 하나님 밤낮으로 제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니

2 주님 앞에 제 기도가 이르게 하시고 제 울부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잠식하는 그림자

3 이는 제 영혼이 재앙들로 찼고 제 목숨이 스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4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여겨졌으며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

5 죽은 자들 사이에 내버려져서 칼에 죽어 무덤에 누워 있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6 주님께서 깊은 구덩이 가장 어두운 곳 깊은 곳에 저를 두시고

7 제 위를 주님의 노여움이 누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로 괴롭게 하셨습니다 (셀라)

8 주님께서 제 친지들을 제게서 멀리 두셨으니 저를 그들에게 가증한 자로 두셔서 제가 갇혀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9 제 눈이 괴로움 때문에 약해져서 제가 매일 여호와 주님을 부르니 제가 주님께 제 두 손을 펼칩니다

죽음의 낯선 땅

10 죽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까 (셀라)

11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무덤에서 전해지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이 멸망에서 (전해지겠습니까)

12 주님의 놀라운 일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님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대답 없는 외침

13 그러나 저는 여호와 주님께 도움을 청하오니 아침에 제 기도가 주님 앞에 갑니다

14 여호와시여 왜 주님께서 저를 거절하십니까 왜 주님의 얼굴을 저로부터 숨기십니까

15 저는 어릴 때부터 고통받아 거의 숨을 거두게 되었고 제가 (몸을) 돌릴 때마다 주님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16 제 위로 주님의 진노가 지나가며 주님에 대한 공포가 저를 끝내었습니다

17 그것들이 물처럼 온종일 저를 에워쌌으니 함께 저를 둘러쌌습니다

18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이웃을 저로부터 멀리 두셨으니 제 친지들을 어두운 곳에 (두셨습니다)

<해설>

키드너는 본 시편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슬픈 기도라고 하였다. 1절의 “부르짖다”[차아크](34:17, 77:1)는 거의 통곡에 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한다. 4절과 6절의 “구덩이”[보르]는 죽음 혹은 죽은 자의 세계를 의미한다(5절). 시인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며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가 죽기 전에 구원해주실 것을 기도한다(10-13절). 죽음은 활동의 멈춤과 침묵(10절), 관계의 단절과 부패(11절), 우울함과 망각(12절)을 의미한다. 이 시의 마지막은 희망이나 찬양이 아닌 어릴 때부터 경험한 고통과 공포에 대한 회상으로 끝난다(15-17절). 그러나 소망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데에 있다.

시편 89편: 다윗 왕가의 자비는 확실한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영원한 왕좌

1 여호와의 인애[헤세드]들을 영원히 제가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무나]을 대대로 제 입으로 알릴 것입니다

2 참으로 제가 말하기를 영원히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세우십시오 하늘에 주님의 신실하심[에무나]을 세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 영원토록 내가 네 자손을 준비하고 대대로 네 보좌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셀라)

왕좌 위의 왕좌

5 하늘이 여호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에무나]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안에서 (찬양합니다)

6 참으로 하늘에서 누구를 여호와와 비교하겠습니까 신들 중에 (누가)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7 많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무서우신 하나님 그의 주위에 있는 어떤 자보다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의 주위에 있는 어떤 자보다 두려우신 (하나님)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누가 주님처럼 전능합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신실하심[에무나]이 주님을 둘렀습니다

9 주님께서 바다위 부풀어 오름을 다스리시며 파도가 칠 때 그것을 가라앉히십니다

10 주님께서 라합을 칼에 죽은 자처럼 짓밟으셨으며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셨습니다

11 하늘이 주님의 것이며 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세상과 그 충만한 것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12 북쪽과 남쪽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님의 이름을 기뻐 외칩니다

13 주님께서는 권능의 팔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강하여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있습니다

14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며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이 주님 앞에 갑니다

15 환호를 아는 백성은 복되니 여호와시여 주님의 얼굴의 빛 안에서 그들이 걸어갑니다

16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온종일 즐거워하며 주님의 의로 그들이 높아집니다

17 참으로 주님은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의 뿔이 높아집니다

18 참으로 저희 방패는 여호와시니 저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윗과의 언약

19 그때 주님께서 계시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주었고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니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다

21 내 손이 그를 확실하게 하고 내 팔도 그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22 원수가 그를 압제하지 못하며 불의한 자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23 내가 그 앞에서 그의 적들을 쳐부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칠 것이다

24 내 신실함[에무나]과 내 인애[헤세드]가 그와 함께 있으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25 내가 그의 손을 바다에 놓게 하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놓게 할 것이다

26 그가 내게 주님은 제 아버지 제 하나님 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부를 것이며

27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 땅의 왕 중에 지극히 높은 자로 삼을 것이다

28 영원히 내가 내 인애[헤세드]를 그에게 반드시 지키고 내 언약을 그를 위하여 머물게 할 것이다

29 내가 그의 자손을 영원히 두며 그의 보좌를 하늘의 날들만큼 둘 것이다

30 만일 그의 아들들이 내 율법[토라]을 떠나 내 법규들대로 걸어가지 않으며

31 내 규례들을 욕되게 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32 내가 그들의 범죄를 막대기로 벌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재앙들로 벌할 것이다

33 그러나 나는 내 인애[헤세드]를 그에게서 거두지 않고 내 신실함[에무나]을 거짓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34 내가 내 언약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35 한 번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했으니 다윗에게 내가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다

36 그의 자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가 태양처럼 내 앞에 있어

37 그가 달처럼 영원히 서고 하늘에 신실한 증인처럼 설 것이다 (셀라)

빛을 잃은 언약

38 그러나 주님께서 버리시고 거절하셨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39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의 언약을 폐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욕되게 하셨습니다

40 주님께서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시고 그의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41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가 그를 약탈하여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42 주님께서 그의 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셔서 그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43 주님께서도 그의 칼날을 돌리게 하셔서 전쟁에서 그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4 주님께서 그의 영화를 끝나게 하셨으며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습니다

45 주님께서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부끄러움으로 두르게 하셨습니다 (셀라)

46 언제까지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영원히 숨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노를 불처럼 태우시렵니까

47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 헛되게 창조하셨습니까

48 어떤 사람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숨을 스올의 손에서 건지겠습니까 (셀라)

49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에무나]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주님[아돈], 주님의 이전의 인애[헤세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50 주님[아돈], 주님의 종의 모욕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민족이 준 모든 모욕이 제 품에 있습니다

51 여호와시여 주님의 원수들이 모욕했으니 그들이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송영

52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해설>

본 시편은 사무엘하 7:4-17의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한다. 시인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인애[헤세드]와 신실하심[에무나]을 찬양하며(1, 2, 5, 8, 14절) 그 성품에 근거하여 현재 국난의 상황에 희망을 건다.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11-12절) 악한 세력을 다스리시는(9-10절) 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18절). 12절의 “북쪽”[차폰]은 트랜스 요르단의 숙곳 북쪽의 산 이름이기도 하다. 차폰은 신들의 산으로 여겨졌다(cf. 68:15).

시인은 “다윗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일인칭 시점으로 길게 묘사한다(19-37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모든 원수들 위에 높이셨다. 하나님의 “신실함[에무나]과 인애[헤세드]”는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24, 28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 그를 맏아들로 삼아주신다(26-27절). 그의 아들들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헤세드]와 신실함[에무나]”를 거두지 않으시고(33절)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따라(35절) 그의 자손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38절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언약)을 근거로 처참한 현재의 상황에서 회복하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신 것같이 행동하신다.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하시고 왕위를 폐위시키셨다(38-39, 44절). 요새들은 폐허가 되었고 원수들을 기뻐한다(40, 42절). 시인은 “언제까지 입니까”(46절)라고 외친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실함과 인애”(49절)로 맹세하셨던 일을 상기시키며 원수들이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여줄 것을 호소한다(51절).

52절의 송영은 시편 제3권 전체의 마무리다.






제4권 90~106편


시편 90–100편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영원한 하나님

A 1 주님[아돈], 주님께서는 대대로 저희의 처소셨습니다

2 산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낳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짧은 인생

B 3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람들아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참으로 주님 눈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을 한 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C 5 아침에 잠시 돋는 풀처럼 주님께서 그들이 잘 때 (홍수처럼) 쓸어버리시니

6 아침에 잠시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립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D 7 참으로 저희는 주님의 노하심으로 끝났고 주님의 노하심으로 무서워 떨었습니다

8 주님께서 저희 죄악들을 주님 앞에 두셨으니 저희의 숨은 죄를 주님의 얼굴 빛 (앞에 두셨습니다)

9 참으로 저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다하였으며 저희의 해들이 한숨처럼 끝났습니다

E 10 저희의 연수가 칠십 년이고 힘이 있어도 팔십 년인데 그 자랑은 고생과 죄악이며 참으로 그것이 빨리 가니 저희가 날아갑니다

F 11 누가 주님의 노의 힘을 알고 주님의 진노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한 것을 알겠습니까

E 12 저희의 날들 세는 것을 잘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D 13 여호와시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가엾게 여기십시오

C 14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인애[헤세드]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모든 날 동안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B 15 주님께서 저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저희가 재앙을 본 연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A 16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위엄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보이십시오)

17 주님[아돈] 저희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에게 있어 저희를 위해 저희 손의 행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저희 손의 행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해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주심을 고백한다(1절, 신 33:27).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다(2절). 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인생을 산다(3-6절, cf. 벧전 1:24-25). 그것은 사람(아담)이 범죄한 결과다(7-9절).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짧은 것을 알아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10, 12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당연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16-17절, cf. 고후 4:17).

시편 91편: 그분의 날개 아래

나의 피난처

1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지내는 (사람아)

2 내가 여호와께 제 피난처시고 제 산성이시며 제가 의지하는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너의 피난처

3 참으로 그분께서 새 잡는 자의 덫에서 너를 구하시고 파멸의 쏘는 것에서 구하실 것이다

4 그분의 깃으로 그분께서 너를 덮으셔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네가 피할 것이다 그분의 진리는 큰 방패와 손 방패니

5 네가 밤의 두려움과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6 암흑 속에 두루 다니는 흑사병과 정오에 덮치는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7 네 옆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편에서 만 명이 (넘어지나) 네게는 다가오지 못할 것을

8 오직 네 눈으로 네가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9 왜냐하면, 네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서로 삼았기 때문에

10 네게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11 참으로 그분의 천사들에게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명령하셔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12 손으로 그들이 너를 받쳐서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수룡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서약

14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15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16 내가 그에게 오랜 날들을 채우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악에게 노출되고 포위를 겪거나 악의 힘에 도전받는 위험에 대한 시편”(키드너)이다. ‘나’에서 ‘너’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나’로의 호격 변화는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산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2절).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하기를 망설이는 자들을 향해 담대히 그분을 의지할 것을 격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잡는 덫(3절)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새의 날개과 방패(4절)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 피하는 자는 어두움과 화살, 흑사병과 파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5-6절).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지킬 것이다(11-12절, cf. 롬 8:35, 히 1:14).

14-16절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14절의 “사랑하니”[하샤크]는 “누군가를 마음에 고착시키거나 기획하는 매락에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헌신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키드너).

시편 92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안식일을 위한 시. 노래

지칠 줄 모르는 찬양

A 1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2 아침에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전하며 밤에 주님의 신실하심[에무나]을

3 열줄 비파와 수금에 맞춘 노래와 함께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참으로 여호와 주님께서 주님의 일로 저를 기쁘게 하시니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제가 기뻐 외칩니다

조심성 없는 오만

5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호와시여 주님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십니다

B 6 우둔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7 악인들이 풀처럼 번성하고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꽃처럼) 피어나도

C 그들은 영원토록 몰살당할 것입니다

C 8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B 9 참으로 주님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참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멸망하고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흩어집니다

끝없는 생명력

A 10 그러나 주님께서 제 뿔을 들소처럼 높이셨으며 저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11 제 눈이 저를 엿보던 자들을 보고 제 귀가 제게 악을 행하려고 일어난 자들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12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난다

13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이다

14 그들은 백발에도 계속 번성하며 기름지고 신선하여

15 여호와께서는 바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그 안에는 불의가 없다 라고 전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표제에서 밝히듯이 안식일을 위한 노래이다. 이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예배(레 23:3)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토브]고 고백한다. 그것은 선한 것이며 복된 일이다.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알지 못하며(6절), 악인들은 풀처럼 번성하지만 결국, 영원토록 사라질 것이다(7절).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신선할 것이다(12, 14절).

시편 93편: 소란함을 다스리는 왕좌

왕

1 여호와는 왕이시니 장엄함으로 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옷을 입으시고 능력으로 띠를 동여매셨으니 세상도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2 주님의 보좌가 옛날부터 굳건하니 주님은 영원부터 계십니다

소란함

3 강들이 높입니다 여호와시여 강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이니 강들이 파도치는 (소리를) 높입니다

4 그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께서 존귀하시니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파도소리보다 더 존귀하십니다

의의 통치

5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신실하니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어울립니다 여호와시여 영원무궁토록

<해설>

본 시편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선언한다.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다(2절). 강들이 주님 앞에 소리 높여 떠든다(3절). 이는 46:3, 6에서 물들/나라들이 소란한 것같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물소리보다 더 존귀하신 분으로 (4절, 76:4) 그것들을 평정하신다. 5절의 “어울립니다”라는 동사는 ‘아름답다/사랑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원무궁토록”은 직역하면 “날들의 길이까지”이다.

시편 94편: 벌을 주시는 하나님

판사의 경우

1 복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복수의 하나님 (빛을) 비추십시오

2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여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을 돌리십시오

3 언제까지 악인들이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악인들이 기뻐 날뛰게 하시겠습니까

뽐내는 잔인함

4 그들이 거만한 말을 쏟아 내며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방자합니다

5 주님의 백성을 여호와시여 그들이 짓밟으며 주님의 유업을 괴롭힙니다

6 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7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만적인 어리석음

8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아 깨달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나 너희가 분별하려느냐

9 귀를 심어주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지어주신 분이 쳐다보지 않으시겠느냐

10 나라들을 훈계하시는 분이 책망하지 않으시겠느냐

11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이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인내의 축복

12 여호와 주님께서 벌하시며 주님의 율법[토라]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되니

13 환난의 날들부터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그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14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소유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15 참으로 공의가 의인에게로 돌아가니 마음이 바른 모든 자가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유일한 챔피언

16 누가 나를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일어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설 것인가

17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거의 내 영혼은 적막한 곳에 거주했을 것이다

18 제가 제 발이 흔들립니다 라고 말하면 여호와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저를 붙들었으며

19 제 속에 많은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의 위로들이 제 영혼을 달래 주었습니다

확실한 판단

20 파멸의 보좌가 주님과 연합하겠습니까 규례로 고생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연합하겠습니까)

21 그들이 단결하여 의인의 목숨을 (치려)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다

22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니

23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끝내시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끝내실 것이다

<해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복수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언제까지 입니까”(3절). 그는 불신 가운데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인내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유업과 약자들을 괴롭힌다(5-7절). 시인은 악인들을 고발하며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경고한다. “백성 중에”(8절)라는 표현은 그 악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들으시고 다 보시며 다 아신다(9-11절, cf. 92:5-6).

12-15절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인)은 복된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소유”(5, 14절)을 버리지 않으시며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악이 편만한 가운데서도 율법을 따라 마음을 지키며 인내한다. 13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시인은 고독한 싸움을 싸워나간다. 그는 “나를 위하여 맞서줄 자가 누구인가”(16절)라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주님의 인애가 저를 붙들었으며 주님의 위로가 제 영혼을 달래 주었습니다”(18-19절, cf. 고후 1:3-5).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 피할 반석”이 되신다(22절). 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목숨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끝내실 것(23절)이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1-2절에서 시인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다.

시편 95편: 예배하는 방법

기쁨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쁨을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에게 함성을 올리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찬양들로 그분께 함성을 올리자

3 참으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신 위에 대왕이시다

4 그분의 손에 땅의 깊은 곳들이 있으며 산들의 꼭대기들도 그분의 것이다

5 바다도 그분께서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고 육지도 그분의 손이 지으셨으니 (그분의 것이다)

경배

6 오라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자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참으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 떼다

응답

오늘 그분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8 너희 마음을 므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의 맛사의 날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라)

9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으니 나의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했다

10 사십 년 동안 내가 그 세대를 싫어하여 그들은 마음이 치우신 백성이며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내가 말하였다

11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해설>

본 시편은 초기 기독교 교회로부터 예배의 부름과 길잡이로 널리 사용되었다. 1-2절에서는 외침이 강조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정으로 그를 맞이할 것을 독려한다. 3-5절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한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왕이시다. “무릎을 꿇는 것”(6절)은 경배의 바른 태도를 보여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개적인 표지로서, 공적인 경의를 표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배의 일부로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방인의 공물과 같은 것이 아닌 친밀함에 기인한 것이다.” (키드너) “그분의 손의 양 떼”(7절)는 하나님의 친밀한 돌보심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는 안된다(8절, 히 4:7).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몹시 싫어하며”(10절)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cf. 히 3:7-11).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만 신약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아직 남아 있으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역설한다(히 4:9-11). 즉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히 4:14-16).

시편 96편: 세계의 왕

왕의 영광

1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2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전하라

3 그분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에게 알리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온 민족들에게 (알려라)

4 참으로 여호와는 크시니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하고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서 경외함을 받으셔야 한다

5 참으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으니

6 그분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왕의 의무

7 만국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8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9 존귀한 성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떨어라

왕의 오심

10 이방 나라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상도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충만한 것들은 소리쳐라

12 내 밭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외쳐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가

13 오시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노래할 것이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민족들을 그분의 신실하심[에무나]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승리의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cf. 대상 16장). 이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열정적인 기대를 나타낸다. “새 노래”(1절)는 단순히 새로 구성된 곡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아침’과 같이 자비의 신선함에 필적할만한 응답으로서의 노래를 의미한다. “노래하라”는 1-2절에서 삼중적으로 반복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과 구원을 이방 나라들에게도 알려야 하며(3절),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1, 7절).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4-5절).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붙드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10절).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반드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13절, cf. 11-13절은 하나님의 도래, 곧 주님의 날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만국의 족속들”은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7-8절, “돌려라”라는 표현이 삼중적으로 반복된다).

시편 97편: 엄청난 위엄

불같은 존재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아 즐거워하라 많은 해안 지역들아 기뻐하라

2 구름과 흑암이 그분의 주위에 있으며 의와 공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다

3 불이 그분 앞에서 가서 주위 그분의 적들을 사른다

4 그분의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몸부림친다

5 산들이 초처럼 여호와 앞에서 녹으며 온 땅이 주님[아돈], 앞에서 (녹는다)

넘어지는 산들

6 하늘이 그분의 의를 전하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

7 조각상을 섬기는 모든 자가 부끄러워하며 우상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한다) 모든 신들아 그분께 경배하라

8 여호와 주님의 심판 때문에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9 참으로 여호와 주님은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시니 모든 신들 위에 매우 높으십니다

의인의 광채

10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그분의 경건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존하시며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다

11 빛은 의인에게 뿌려지며 기쁨은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뿌려진다)

12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의인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기억하심에 감사하라

<해설>

시편 93편에서 100편에 이르는 모든 시편에는 우주 제국(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드러낸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위엄을 보여 준다. “구름과 흑암”(2절)과 “불과 번개”(3, 4절)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임재는 산과 온 땅을 떨게 할 것이고(5절) 그분의 심판으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부끄럽게 될 것이지만(7절) 그분의 백성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8절, cf. 48:11). 이 시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믿음으로 악을 미워하고(10절, “영혼들”[네페쉬]는 사람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단어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12절)는 권면으로 끝난다.

시편 98편: 왕과 구세주

시

하나님의 승리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참으로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거룩한 팔로 그를 구원하셨다

2 여호와께서 그분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이방 나라들 눈앞에서 그분의 의를 드러내셨다

3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을 위한 그분의 인애[헤세드]와 그분의 신실하심[에무나]을 기억하셨으니 땅끝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사람의 승리의 노래

4 온 땅아 여호와께 함성을 올려라 환성을 터뜨리고 기뻐 외치며 찬송하라

5 여호와께 수금으로 찬송하라 수금과 찬송의 소리로

6 나팔들과 뿔나팔들의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함성을 올려라

자연의 코러스

7 바다와 그 충만한 것들이 소리치고 세상과 그곳에 사는 모든 것이 (소리치며)

8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기뻐 외치며

9 그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여호와 앞에서 외치게 하여라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니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할 것을 독려한다. “새 노래로”(1절, 96:1), “함성”(4절)으로, “수금과 나팔들”(5-6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 바다와 그 안에 충만한 것들 그리고 세상과 그곳에 사는 모든 것들도 찬양한다(7절). 강들과 산들도 기뻐 외친다(8절).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즉 구원 사건(1절)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인애,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이다(2-3절, cf. 사 52:10). 그분은 오사 최종적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9절, cf. 96:13). “우리가 지금 부르는 시편은 리허설이며, 그의 경배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에 그의 나타나심(재림)에 대한 전주곡이다.” (키드너)

시편 99편: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왕좌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민족들이 떤다 그분께서 그룹들 (위)에 앉으시니 땅이 흔들린다

2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 위에 높이 계신다

3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크고 두렵다 라고 찬양하며 그분은 거룩하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4 능력 있는 왕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공평함을 세우시고 공의와 의를 야곱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5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의 발등상에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함의 조우

6 모세와 아론이 그분의 제사장 중에 속하고 사무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속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7 구름기둥 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며 그들에게 주신 규례를 (지킨다)

8 저희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복수하셨습니다

9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해설>

본 시편은 “그분이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하며 우리가 그분께 빚진 존경심이 얼마나 깊은 지를 기억하게 한다”(키드너). 하나님은 나라들의 통치자이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왕으로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으신다(1-4절). “그룹들”[케루빔] 위에 앉으신 모습은 하나님의 장엄함과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보여 준다(cf. 겔 1:4). 그분의 거룩함은 3절과 5절 그리고 9절에서 강조된다.

6-8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교훈을 제시한다. 모세와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분의 용서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상기킨다(cf. 출 34:7).

시편 100편: 그분의 궁정으로

감사의 시

1 온 땅아 여호와께 함성을 올려라

2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겨라 그분 앞에 기뻐 외치며 나아오라

3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목장의 양 떼다

4 그분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분의 뜰에 찬양하며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5 참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무나]이 대대로 있을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짧지만 강렬한 감사의 찬양시다. 시인은 찬양하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선언한다. 우리(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양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애와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편 101–106편

시편 101편: 왕의 결의

다윗의 시

통치자의 진실

1 인애[헤세드]와 공의[미쉬팟]를 제가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 여호와시여 제가 찬송할 것입니다

2 제가 완전한 길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제게 오시겠습니까 제가 완전한 마음으로 제 집 안에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

3 제가 불량한 말을 제 눈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빗나간 행동을 제가 미워하니 그것이 제게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4 굽어진 마음이 제게서 떠나리니 악을 제가 알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의 진실

5 은밀히 그의 이웃을 헐뜯는 자 그를 제가 끝낼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를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6 제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에게 있어 제 곁에 살게 하고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자 그가 나를 섬길 것입니다

7 속이는 자가 제 집 안에 살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제 눈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8 아침마다 제가 땅의 모든 악인을 끝내리니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의 성으로부터 끊을 것입니다

<해설>

시편 제4권에서 101편과 103편만이 다윗의 시로 소개된다. “인애[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로에게 결속되는 언약적 사랑이다. “공의[미쉬팟]”은 백성의 통치자로서 왕의 주된 의무를 말한다(cf. 5절).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결심한다(2-3절). 그는 악한 자를 심판하며 신실한 자들과 완전한 길을 걷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둘 것이다(5-8절). 다윗의 고백의 완벽한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편 102편: ‘나의 날’과 ‘하나님의 연대’

가련한 자가 약해져서 여호와 앞에 그의 한탄을 쏟을 때의 기도

내 고통의 날

1 여호와시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제 (소리)가 주님께 이르게 하십시오

2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제 환난 날에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셔서 제가 외치는 날에 제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3 참으로 제 날들이 연기처럼 끝났고 제 뼈들은 화로처럼 태워졌습니다

4 제 마음이 두들겨 맞아 채소처럼 말랐습니다 참으로 제가 제 빵을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5 제 탄식소리 때문에 제 뼈가 제 살에 붙으니

6 저는 사막의 올빼미와 같고 황무한 곳의 작은 올빼미와 같습니다

7 제가 밤을 지키고 있으니 지붕 위의 외로운 새와 같습니다

8 온종일 제 원수들이 저를 모욕하고 저를 조롱하는 자들이 저를 두고 맹세합니다

9 참으로 재를 빵처럼 제가 먹고 제가 마시는 것에 눈물을 섞었습니다

10 주님의 격노와 진노 때문에 참으로 주님께서 저를 들어 던지시니

11 제 날들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저는 채소처럼 마릅니다

시온을 위해 정해진 때

12 그러나 여호와 주님은 영원히 앉아 계셔서 주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13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에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이는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곧 정한 기한이 왔기 때문입니다

14 참으로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기쁘게 여기고 시온의 흙에 은혜를 받습니다

15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땅의 모든 왕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지으셨고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으며

17 헐벗은 자의 기도에 (몸을)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8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된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19 참으로 그분께서 그분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땅을 보시고

20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며 죽게 된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21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찬양을 예루살렘 안에서 (전하게 하십니다)

22 민족들이 함께 모이고 왕국들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있습니다

23 그분께서 중도에 내 힘을 약하게 하시고 내 날들을 짧게 하셔서

24 제가 말했습니다 제 하나님 제 날 중간에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있습니다

25 옛날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26 그것들이 사라져도 주님은 서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옷처럼 헤어지리니 의복처럼 주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셔서 그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27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분이시니 주님의 연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8 주님의 종들의 아들들이 거주하고 그들의 씨는 주님 앞에서 굳건할 것입니다

<해설>

표제가 말해주듯이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그의 몸과 마음은 바짝 말랐으며(4-5, 11절), 그의 원수들은 온종일 그를 조롱한다(8절). 시인은 이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다(10절).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헐벗은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17절),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심을 믿는다.

이 시편은 시온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13, 14, 16, 21절) 이는 시온을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지로 그리기 때문이다(cf. 14:7, 사 46:13). 이제 시온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근원지로 상징된다(cf. 롬 9:33, 11:26, 히 12:22, 계. 14:1). 그런면에서 시인은 자신의 ‘날’(3, 11, 23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연대’(12, 24, 27절)와 ‘정하신 때’(13절)를 바라본다.

히브리서 1장 10-12절은 본 시편의 25-27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전체의 과정에서 우주는 늙고 대체되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것을 보여줄 것이지만 아들과 그의 종들의 세대는 영원할 것이다.” (키드너)

시편 103편: 너무나 크신 그분의 사랑

다윗의 시

개인적인 찬양

A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B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3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병을 낫게 하시며

4 네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속하시고 인애[헤세드]와 자비하심으로 너를 관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충분히 너를 만족케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

길을 잃은 가족 온화한 아버지

C 6 여호와께서 압제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D 7 그분은 모세에게 그분의 길들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알리신다)

E 8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애[헤세드]가 크시며

9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영원히 (노를) 간직하지 않으시며

F 10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G 11 참으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시며

12 동이 서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 멀게 하시며

13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14 이는 그가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희미한 삶 영원한 사랑

G 15 인간은 그날들이 풀처럼 들의 꽃처럼 그렇게 꽃이 피나

F 16 참으로 바람이 거기로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자리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

E 17 그러나 여호와의 인애[헤세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며

D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있으니

B 18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

모든 창조물로부터 울려나는 찬양

19 여호와는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마련하시고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20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의 천사들아 그분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힘찬 용사들아

21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아

22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아

A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설>

본 시편은 104편과 짝을 이루며 하나님을 “인자하신 전능자”이신 “아버지와 지지자”, “구주이자 창조주”로 찬양한다. 키드너는 이 두 시편을 시편이라는 은하에서 “으뜸 크기의 쌍둥이 별”이라고 하였다. 103편은 다윗의 시들 중에 덜 개인적이며 고뇌의 흔적이 없는 시이다.

다윗은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애를 베푸신 분이시다(3-4절). 그분은 “좋은 것”[토브]으로 만족케 하시며 새 힘을 북돋아주신다(5절, cf. 사 40:30).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알리셨다(8-10절, cf. 출 34:6-7). 출애굽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특징은 배은망덕이며,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심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대로 갚으신다면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죄악을 멀리 옮기시며(12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이스라엘을 대하셨다(13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헛됨(14-16절)을 잘 아시기에 그분의 영원한 “인애[헤세드]”로 사람을 대하신다(8, 11, 17절).

19-22절에서 다윗은 하늘의 군대를 내다본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그분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을 뜻을 행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자신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한다(22절).

시편 104편: 놀랍도록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영광 안의 가설물

A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저의 하나님, 주님은 매우 크시니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B 2 주님께서 빛을 옷처럼 두르시며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고

3 물에 그분의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며 구름들로 그분의 전차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로 가시니

4 바람들을 그분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타는 불꽃을 그분의 시중꾼들로 (삼으십니다)

비행하는 물

5 (주님께서) 땅을 그 기초 위에 놓으시니 그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6 (주님께서) 옷으로 덮듯이 깊은 바다로 그것을 덮으시고 산들 위에 물이 서나

7 주님의 꾸지람 때문에 (물이) 도망하니 주님의 천둥소리에 놀라 급히 도망합니다

8 그 (물이) 산들로 오르며 골짜기로 내려가며 주님께서 그 물에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갑니다)

9 경계를 주님께서 놓으시니 그 (물)이 다시 돌아가 땅을 덮지 못합니다

생명의 물

10 와디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11 모든 들짐승이 마시며 들나귀들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12 그것들 곁에 하늘의 새들이 거하며 가지들 사이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13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산들로 마시게 하시니 주님께서 만드신 열매로 그 땅이 만족합니다

푸름으로 옷 입은

14 짐승들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빵을 나오게 하시니

C 15 포도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시며 빵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D 16 여호와의 나무들이 만족하니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17 거기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짓고 황새가 곱향나무에 집을 짓고

18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을 위하여 있으며 바위들은 오소리들의 피난처입니다

어둠과 빛의 리듬

E 19 그분께서 달을 정한 기간을 위하여 만드시고

E 지는 때를 아는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D 20 주님께서 어둠을 두셔서 밤이 되게 하시니 그때 숲의 모든 짐승이 움직입니다

21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위하여 으르렁거리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다가

22 해가 뜨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에 누우니

C 23 그때 사람은 일하러 나와 저녁까지 그의 일을 (합니다)

B 24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 모두를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그 땅이 주님의 소유로 가득합니다

크고 측량할 수 없는 바다

25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거기에 기는 것과 크고 작은 생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26 거기로 배들이 다니고 주님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안에서 놉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산다

27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28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그것들을) 모으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여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29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을 거두시며 그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30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니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 헤아릴 수 없는 힘이여

31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분의 만드신 것들로 기뻐하십시오

32 그분께서 땅을 쳐다보시면 (땅이) 떨고 산들을 치시면 그것들이 연기를 냅니다

A 33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내가 계속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34 내 찬양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니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쁠 것이다

35 죄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악인들은 이제 없어져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해설>

본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지혜와 그 돌보심을 찬양한다. 키드너는 이 시편의 구조가 창세기 1장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며 다름과 같은 표를 제시한다.

1-4절은 빛과 하늘, 물과 구름, 바람과 불꽃의 창조를 시적으로 묘사한다. 하늘은 마치 왕의 궁전과도 같으며 바람과 불꽃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와도 같다(cf. 겔 1:4, 10:15). 5-13절은 땅과 물의 분리와 물의 공급이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바에 의한 것임을 묘사한다. 14-17절은 풀과 채소, 나무들에 관해 노래한다. 이들은 짐승들과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며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cf. 27-28절). 이어서 18절은 들짐승들의 처소가 되는 산들과 바위에 관해 노래한다.

19-23절은 달과 태양의 창조와 그 역할에 관해 말한다. 그것은 동물들과 사람에게 삶의 패턴(활동과 쉼)을 정해 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신 것으로 찬양의 이유가 된다(24절). 25절은 창조의 다섯째 날에 소개된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을 표현한다(창 1:21).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진 “리워야단”(26절)도 그 바다 가운데에 평화로이 논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이다(27-30절).

31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 시인은 자신이 사는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할 것을 고백한다. 마지막 절(35절)은 악인들이 제거될 새 창조의 날을 바라본다.

시편 105편: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분의 기적을 기억하라

A 1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민족들에게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알려라

2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3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마음을 기쁘게 하라

4 여호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5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 곧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6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분의 택하신 자들인 야곱의 아들들아

7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온 땅에 그분의 심판들이 있다

나라의 약속

8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니 천 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9 곧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삭과 맹세하신 것이다

10 그분께서 야곱에게 규례로 그것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며)

11 말씀하셨다 네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니 너희 유업의 지분으로 (줄 것이다)

족장들을 위한 보호

B 12 그들은 적은 수였을 때 잠시 그곳에서 우거했고

13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며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다녔다)

14 그분은 사람이 그들을 압제하게 놓아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기를

15 내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내 예언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

요셉이 길을 개척하다

16 그분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셔서 모든 빵 지팡이를 부수셨을 때

17 그분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요셉이 팔려갔다

18 그의 발은 족쇄로 고통받고 그의 목은 쇠칼을 썼으니

19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정련했다

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다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풀어주어

21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게 하니

22 그가 자기 뜻대로 그의 고관들을 제어하며 그의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23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갔으니 야곱이 함 땅에서 우거했다

24 그분께서 주님의 백성을 매우 번성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적들보다 그 (백성을) 강하게 만드시니

25 그 (적)들의 마음이 바뀌어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고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몄다

모세와 재앙

26 그분께서 그분의 종 모세와 그분께서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27 그들에게 그분의 표징의 일들을 행하셨으니 함 땅에서 이적들을 (행하셨다)

28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셔서 어둡게 하셨으니 (이적)들이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29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의 물고기 떼를 죽이셨고

30 그들의 땅을 개구리들로 들끓게 하셨으니 그들 왕의 방들까지 (들끓게 하셨다)

31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파리 떼가 오고 그들의 모든 영토 안에 이들이 (왔다)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박을 주시며 그들의 땅에 불꽃을 (주셔서)

33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 영토의 나무를 부수셨다

34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메뚜기 떼가 오고 황충들이 수없이 (와서)

35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고 그들의 땅의 열매를 먹었다

36 그리고 그는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맏아들 곧 그들의 모든 기력의 시작을 치시고

출애굽

37 그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 지파들 가운데 아무도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38 그들이 나갈 때 이집트가 기뻐했으니 이는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39 그분께서 구름을 덮개로 펼치시고 불로 밤을 비추시며

40 그(들)이 요청하자 메루차기를 갖다주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41 그분께서 바위를 여시니 물이 솟아 나와 메마른 땅을 강처럼 흐르게 하셨다

A 42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

정복

43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이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기뻐 외치며 (나오게 하셨다)

44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방 나라들의 땅을 주셔서 민족들이 고생한 것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으니

45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며 그분의 율법[토라]들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해설>

105편과 106편은 한 쌍의 짝을 이루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난처한 행위가 서로 대비되는 신성한 역사의 두 가닥을 나타낸다”(키드너). 이 시편의 1-15절과 106편의 47-48절의 대부분은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행진의 내용에서 인용되었다.

1-7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6절)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고 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명령하신 말씀”-8절)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8-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2절부터는 족장들의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주변의 강대국들의 왕들을 책망하시며 족장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14-15절, cf. 창 20:6).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시고(17-19절)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21-22절).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요셉의 말 즉 동료 죄수의 꿈에 대한 그의 해석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키드너). 야곱 가족의 이집트 정착과 함께(23절)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묘사한다(26-38절). 환희의 출애굽(43절)과 이어지는 광야 여정(39-41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거룩한 말씀”-42절)을 지키심을 확증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백성 삼으시며 구원을 통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심이다(44-45절).

시편 106편: 한 가지 교훈도 얻지 못했다

찬양할 하나님

A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은 선하시며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2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그분의 모든 찬양을 듣게 할 것인가

3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되다

개인적인 탄원

4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을 원하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구원 때에 저를 돌봐주십시오

5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복을 (제가) 보고 주님 나라의 기쁨을 기뻐하며 주님의 유업으로 자랑합니다

실패의 기록

B 6 저희는 저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으니 저희가 잘못 행했으며 저희가 악을 행했습니다

7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분별하지 못했고 주님의 크신 인애[헤세드]들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바다 곧 홍해 옆에서 거역했습니다

8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분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다

9 그분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것이 말랐고 그분께서 광야처럼 그 깊은 바다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10 그분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11 물이 그들의 적들을 덮으니 그중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12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의 찬양을 노래했다

13 그들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빨리 잊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14 광야에서 탐욕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15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을 보내셨다

16 그들이 진 안에서 모세를 질투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다)

17 땅이 (입을) 열어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무리를 덮어 버렸다

18 불이 그 무리들을 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살랐다

19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주상에게 경배하며

20 그들이 그들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 모양으로 바꾸어

21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으니 이집트에서 큰 일을 하시고

22 함 땅에서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 두려운 일들을 하신 분을 (잊었다)

23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을 몰살시키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분의 택한 자 모세가 그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그분의 진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했다

24 그들이 탐스러운 땅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25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26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손을 들어 올려 광야에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고

27 그들의 자손을 이방 나라들 안에서 쓰러뜨리시고 그들을 땅들에 흩으셨다

28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붙어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제물들을 먹으며

29 그들의 행실들로 노하시게 하니 재앙이 그들 안에서 터졌다

30 그때 비느하스가 서서 중재하여 그 재앙이 그쳤으니

31 그것이 대대로 영원까지 그의 의로 여겨진다

32 그들이 므리바 물가에서 진노하시게 하여 그들 때문에 모세에게 해가 있었으니

33 이는 그들이 그분의 영을 거역하자 그가 그의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34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대로 그 민족들을 몰살시키지 않고

35 그 이방 나라들과 뒤섞여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36 그들에게 올무가 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37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로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며

38 죄 없는 피를 흘렸으니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한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의 피라 그 땅이 피들로 더러워졌다

39 그들이 그들의 행위들로 부정하게 되고 그들의 행실로는 음행했다

완화된 심판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노하시고 그분의 소유를 가증하게 여기셔서

41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손에 주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

42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압제하니 그들이 (원수)들의 손아래 굴복했다

43 많이 그분께서 그들을 구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으로 거역하여 자기들의 죄악으로 비천해졌다

44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을 때

45 그분께서 그들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크신 인애[헤세드]로 가엾게 여기셔서

46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모든 자 앞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기도와 찬양의 원인

A 47 저희를 구원해주십시오 저희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희를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48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하게 하라

<해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모든 면의 노출에 대하여, 이것은 진정한 찬양의 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주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음인 까닭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의 근간이며(47절) 이것은 이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제4권을 닫는 참된 송영이다”(키드너).

1절은 이 시편의 전체 핵심 주제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탄원(4-5절)을 지나, 6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며 반역적이고 완고한지를 보여 준다(7, 13, 21-22, 24-25, 43절).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만나를 공급받았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라 따랐음을 이야기한다(cf. 78:29-31, 민 11:18-20, 33).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16-18절), 모세는 도리어 그들을 중재했다(23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했다(24-25절). 바알브올의 사건(28-31절, 민 25장)과 모세의 죄(32-33절)도 다룬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족속들을 전멸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일들을 반역의 극치로 언급한다(34-3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적국에게 넘기셨다(40-42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사 큰 인애를 베푸셨다(44-45절).

“47절의 기도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다른 한편으로는 시편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고백이다... 48절은 시편에 걸맞는 면류관을 만들고 있으며, 그 주제는 사람의 외고집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며 시편 제4권을 결론 짓는 송영이다”(키드너).






제5권 107~150편


시편 107–110편

시편 107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재회의 기쁨

A 1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은 선하시며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2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로 말하게 하라 그분께서 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3 땅들에서 그들을 모으셨으니 동에서 서에서 북에서 남에서 (모으셨다)

방랑자를 되찾다

B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했으나 거주할 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5 배고프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약해졌다

6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분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7 그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으로 가게 하셨다

8 그들이 여호와의 인애[헤세드]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감사하니)

9 이는 그분께서 목마른 자를 만족하게 하시며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죄수 석방

C 10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자들과 괴로움과 쇠사슬에 묶인 자들은

11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에

12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생으로 굴복시키셨으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었다

13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14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족쇄들을 끊어 버리셨다

15 그들이 여호와의 인애[헤세드]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감사하니)

16 이는 그분께서 놋문들을 부수시며 철빗장들을 잘라 내셨기 때문이다

질병이 회복되다

D 17 우둔한 자들은 그들의 범죄의 길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여

18 모든 음식을 그들의 목구멍이 가증하게 여기니 그들이 죽음의 문에 이른다

19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20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구덩이로부터 구하셨다

21 그들이 여호와의 인애[헤세드]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감사하여)

22 그들이 감사 희생제물들로 제사 드리고 기쁜 외침으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전한다

폭풍이 휩쓸고 간 구출

C 23 배들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

24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보니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깊은 곳에서 (본다)

25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회오리바람)이 파도를 높여서

26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니 그들의 영혼이 악으로 녹아내린다

27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떠니 그들의 모든 지혜가 혼돈된다

28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분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

29 그분께서 회오리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들이 조용해진다

30 (파도가) 조용하니 그들이 기뻐하고 그분은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31 그들이 여호와의 인애[헤세드]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감사하며)

32 백성의 모임 안에서 그분을 높이고 장로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한다

최고 감독자

B 33 그분께서 강들을 광야로 만드시고 물이 나오는 곳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드시며)

34 열매 맺는 땅을 소금 땅으로 (만드시니)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 때문이다

35 또 그가 광야를 연못으로 만드시고 메마른 땅을 물이 나오는 곳들로 (만드셔서)

36 배고픈 자들을 거기에 살게 하시니 그들이 거주할 성을 세우고

37 밭들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만들어 풍성한 소산을 낸다

38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이 매우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39 압제와 악과 슬픔 때문에 그들이 줄어들고 위축될 때

40 그분께서 귀인들 위에 멸시를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무지에서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나

41 궁핍한 자는 그의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양 떼처럼 가족들로 만드신다

42 바른 자들이 보고 기뻐하며 불의한 모든 자가 자신의 입을 닫는다

결론

A 43 지혜자는 누구든지 이것들을 지켜서 여호와의 인애[헤세드]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인간의 곤경과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네 개의 이미지(1-32절)를 보여 준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축하는 것일 수 있다.

(1) 방황하는 백성: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애[헤세드](1, 8절)로써 방황하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거주할 성으로 인도하셨음을 찬양한다.

(2)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자들: 10-1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인애[헤세드](15절)의 하나님은 그들의 족쇄들을 끊고 첫빗장들을 끊어내심으로 그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부터 나오게 하심을 찬양한다(cf. 눅 1:79).

(3) 질병에 걸린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죽음의 문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애[헤세드](21절)로써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낫게 하셨다(17-22절).

(4) 배에 올라탄 자들: 23-32절은 바다에서 큰 폭풍과 파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을 시고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심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하나님의 인애[헤세드](31절)에 감사해야 한다.

마지막 단락(33-43절)은 하나님께서 인생사에서 가져오시는 즐거움에서 큰 재산의 역전을 확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하시는 분이시다(cf. 삼상 2:6). 그러나 그분은 “악한 자들/귀인들/불의한 자들”(34, 40, 42절)을 심판하시며 “배고푼 자들/궁핍한 자/바른 자들”(36, 41, 42절)을 돌보시고 그분의 인애[헤세드]로써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지혜자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43절).

시편 108편: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노래 다윗의 시

57편 7-11절 인용

1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어 제 영광이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2 비파와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3 제가 백성 가운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시여 제가 민족 가운데 주님을 찬송합니다

4 참으로 주님의 인애[헤세드]는 하늘보다 크시며 주님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릅니다

5 하늘 위에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60편 5-12절 인용

6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셔서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7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뻐하여 세겜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잴 것이다

8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가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며 유다는 내 지팡이다

9 모압은 내 씻는 들통이고 에돔에 내가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내가 블레셋에 기뻐 외칠 것이다

10 누가 저를 요새화된 성으로 데려갈 것입니까 누가 저를 에돔까지 인도할 것입니까

11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거절하셔서 저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12 적으로부터 저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13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행하리니 그분께서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의 이전 시 57:7-11, 60:5-12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각 해설을 참고 할 것). 두 시의 결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게 한다. 1절의 “제 영광”은 자신의 전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cf. 57:8 “내 영광아 깨어나라”).

시편 109편: 중상 모략자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불만

1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2 참으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향해 열려서 내게 거짓 혀로 말합니다

3 그들이 나를 둘러싸서 마음의 말들을 하며 공연히 나를 공격합니다

4 제 사랑에도 그들이 저를 대적하니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5 그들이 제게 선을 악으로 갚고 제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저주

6 그를 대적하는 악인을 임명하시고 사탄을 그의 오른편에 세우셔서

7 그가 심판받을 때 악인으로 판명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십시오

8 그의 날들을 짧게 하셔서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십시오

9 그의 자녀는 고아들이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10 그의 자녀가 정녕 방랑하여 구걸하며 그들의 황무한 곳들에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게 하십시오

11 채권자가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의 수고한 것을 탈취하게 하십시오

12 그에게 인애[헤세드]를 계속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13 그의 남은 자가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14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15 그들이 항상 여호와 맞은편에 있게 하셔서 그들의 기억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십시오

16 이는 그가 인애[헤세드] 베푸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핍박하며 마음이 낙심한 자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17 그는 저주하기를 사랑하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18 그가 저주하기를 그의 옷 입듯이 하니 그 (저주)가 그의 속에서 물처럼 들어가고 그의 뼈 안에 기름처럼 들어가

19 그에게는 (저주가) 두르는 옷과 같고 항상 매는 허리띠와 같습니다

20 이것이 내 적대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벌이며 내게 악을 말하는 자들이 (받는 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21 그러나 주님은 주님[아돈]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게 베푸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선하시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22 참으로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제 마음이 제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23 저는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가니 메뚜기처럼 날려갑니다

24 제 두 무릎이 금식으로 약해졌으며 제 살이 기름이 (빠져) 여위었습니다

25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저를 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듭니다

26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헤세드]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27 그리하여 이것이 주님의 손인줄 그들로 알게 하시고 여호와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28 그들은 저주를 하나 주님은 복을 주시니 그들은 일어나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29 저를 적대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게 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겉옷처럼 두르게 하십시오

찬양의 서원

30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매우 감사하며 많은 (군중)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리니

31 이는 그분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심판하려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해설>

이 다윗의 시는 원수의 복수를 위한 부르짖음이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부터 전면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2-4절)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22-25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음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27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궁핍해 있는 자를 위하여 행해주실 것을 간구한다(28-29, 31절).

사실, 다윗이 쏟아 붇는 저주는 당혹스러울만큼 잔인하며 상세하다(6-20절). 그는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 고아들이 인애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9, 12절). 원수의 다음 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완전한 심판(13절)과 그 조상들의 죄악이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한 형벌(14절)을 요청한다. 이는 그들이 행해왔던 일에 대한 합당한 갚음이 될 것이다(16-20절).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붙들고 기다리는-그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요청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대변하며 그리스도의 최후심판으로 완전하게 응답될 것이다.

시편 110편: 다윗의 군주

다윗의 시

왕

A 1 여호와께서 내 주[아돈]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둘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B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보내시니 주님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C 3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에 태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이 자원하니 이슬 (같은) 주님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사장

D 4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전사

C 5 주[아돈]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그가 노하는 날에 왕들을 쳐부슬 것입니다

B 6 그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니 시체들이 가득하고 넓은 땅에서 머리를 쳐부스며

A 7 길가에 (있는) 시내에서 (물을) 마시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높일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에서 다윗은 “내 주”(1절)라는 표현으로 장차오실 메시아께 경의를 표한다. 그분은 원수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것이다(2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고 하신다(막 12:36). 다윗은 메시아닉 왕에게 즉위식 신탁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본 시편을 써내려 간다.

3절의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은 왕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으는 날에 대한 묘사이다. 그날에 주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한다(cf. 삿 5:2, 계 12:11). 4절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예언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께 명확하게 적용하여 해석하였다(히 6:20, 7:17). 그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멸하시는 “전사”가 되신다(5-6절).




시편 111–120편

시편 111편: 일들에서 하나님

A 1 할렐루야

<알렢> 바른 자들과 회중의 모임에서

<베트> 내가 여호와께 온몸으로 감사드릴 것이다

2 <기멜> 여호와의 하시는 일들은 크고

<달렡> 그 일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 구해진다

3 <헤> 그분의 하신 일은 아름답고 위엄이 있으며

<봐브> 그분의 의가 영원히 서 있어서

B 4 <자인>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

C <헤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D 5 <테트> 그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E <요드>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F 6 <카프> 그분께서 그분의 일들의 힘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셨으니

F <라메드> 그들에게 이방 나라들의 유업을 주심으로 하셨다

7 <멤> 그분의 손의 하시는 일들은 진리와 공의며

<눈> 그분의 법도는 모두 신실하고

8 <싸메크> 영원히 영원히 굳건하니

<아인> 진리와 정직으로 만들어졌다

E 9 <페> 구속을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시고

<짜디> 영원히 그분의 언약을 명령하시니

<코프>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D 10 <레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쉰>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선한 분별력이 있다

<타브>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해설>

시편 111-113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111편과 112편은 상호 간에 특별하게 밀접한 유대가 있다. 둘 다 22줄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며(아크로스틱), 로고스 성경프로그램(Psalms Explorer)의 시편 구조 분석은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한다.

본 시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시는 일들”[마아세](2, 6, 7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작품들(cf. 104:24)을 가리키기도 한다. 3절의 “하신 일”[포알]은 종종 신의 간섭을 일컫을 때 쓰이기도한다(cf. 신 32:4).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으로서 찬양한다(5, 9절).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10절).

시편 112편: 일들에서 경건

D 1 할렐루야

<알렢> 복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베트> 그분의 명령들을 매우 기뻐하는 자다

C 2 <기멜> 그의 자손이 그 땅에서 용사가 될 것이다

<달렡> 바른 자들의 세대가 복받고

3 <헤> 그의 집에 재물과 부가 있으며

<봐브>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4 <자인> 바른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니

<헤트>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들이다

5 <테트> 선한 사람은 은혜롭게 빌려주고

<요드> 그의 일들은 공의로 행하니

B 6 <카프> 참으로 영원토록 그가 흔들리지 않으며

<라메드>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7 <멤> 나쁜 소식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눈> 그의 마음이 확정되어 여호와를 의지한다

8 <싸메크> 그의 마음이 굳건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인> 마침내 그의 적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A 9 <페> 그는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짜디>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며

<코프> 그의 뿔이 영광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10 <레쉬> 악인이 보고 화를 내며

<쉰> 그의 이를 갈고 사라지리니

<타브> 악인들의 탐욕은 망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111편과 연결된 한 쌍의 두 번째 아크로스틱이다. 111편이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관한 것이라면 112편은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행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그는 자손(2절)과 재물(3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른 자”(2, 4절), “의로운 자”(4절), “선한 사람”(5절)으로 묘사된다. 그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7-8절).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재물로 섬긴다(5, 9절). 의인의 “의”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나(3, 6, 9절) 악인은 그 탐욕과 함께 망할 것이다(10절).

시편 113편: 너무 크거나 작은 자는 없다

높으시며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받을 것이다

3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을 것이다

4 여호와는 모든 이방 나라 위에 높이 계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신다)

아주 낮은 곳으로

5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가 그분은 높은 곳에 사시면서

6 하늘과 땅을 보시려고 낮추시며

7 연약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높이셔서

8 귀인들 곧 그분의 백성의 귀인들과 함께 앉히시며

9 불임여인을 집에 살게 하시며 자식들을 기뻐하는 어머니로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해설>

시편 113-118편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에서 사용되었다. 전통에 의하면, 113-114편은 유월절 식사 전에, 115-118편은 식사 후에 불려졌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찬양받아야 함을 선언한다(2-4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추셔서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높이시는 분이시다(5-8절). 7-9절은 ‘한나의 노래’를 상기시킨다(cf. 삼상 2: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14편: 지구를 흔드는 출애굽

1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곧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으로부터 (나올 때)

2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었다

3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뒤로 물러나고

4 산들이 숫양들처럼 뛰고 언덕들이 새끼 양 떼들처럼 뛰었다

5 바다야 왜 네가 도망하느냐 요단아 (왜) 네가 뒤로 물러나느냐

6 산들아 (왜) 네가 숫양들처럼 뛰느냐 언덕들아 (왜) 네가 새끼 양 떼들처럼 (뛰느냐)

7 주님[아돈] 앞에서 떨지어다 땅아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8 그분께서 바위를 못으로 바꾸셨고 차돌을 샘으로 바꾸셨다

<해설>

본 시편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행사에 본 시편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이다. 요단강에 대한 언급(3, 5절)은 이 시가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두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일어났던,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시편 115편: 저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A 1 저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호와시여 저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인애[헤세드]와 주님의 진리에 따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B 2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3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C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들이 만든 것이니

5 그것들에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그것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7 그것들에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것들의 목구멍으로 소리 내지 못한다

8 그것을 만든 자들이 그것들처럼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처럼 될 것이다

도움과 방패

C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시다

10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시다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복을 주시는 이

12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니 이스라엘의 집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게 복을 주시며

13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14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더 (복을 주시니) 너희의 너희 자손에게다

B 15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찬양의 장소와 시간

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그분께서 사람에게 주셨다

A 17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곳에 내려가는 모든 자는 못하나

18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해설>

일부 주석가는 9-11절의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제 3의 그룹이 암시된 것이라고 보며 본 시편의 저작년대를 BC 330년 이후로 보았다. 그러나 그 역사와 고증은 매우 불확실하다(cf. 시 135:19, 118:2-4).

1절에서 시인은 모든 영광을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함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4-7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3, 15절). 하나님은 복의 근원되신 분으로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18절). 2절은 이 시편의 전체 배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이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시편 116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기억나는 고뇌

A 1 내가 사랑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소리와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B 2 참으로 그분께서 그분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니 내 날들에 내가 부를 것입니다

C 3 죽음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들이 나를 덮쳐서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날 때

D 4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르기를 제발 여호와시여 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비를 기억하라

5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E 6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들을 지키시니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구원하십니다

F 7 돌아가 편히 쉬어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네게 후대하여 주셨음이라

G 8 참으로 주님께서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습니다

G 9 제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10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나는 매우 괴로움을 당한다 라고 말할 때도

11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뜨거운 감자

F 12 제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어떻게 제가 여호와께 보답하겠습니까

E 13 제가 구원의 잔을 들고

D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 부디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서원을 여호와께 제가 갚을 것입니다

C 15 그분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합니다

16 오 여호와시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제 결박들을 풀어주셨습니다

B 17 제가 주님께 감사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A 18 부디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서원들을 여호와께 제가 갚으리니

19 여호와 집의 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갚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설>

본 시편에서 시인은 기도응답에 대한 경험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5절)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약한다(14, 18절). (칠십인역과 벌게이트 역은 이것을 두 편의 시로 취급한다) 시인은 목숨이 위태로움과 그 가운데 구원받은 일을 많이 경험했다(3, 6, 8절).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분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을 낳았다(9절). 15절의 “경건한 자들”[하시드]은 “거룩한 자들” 혹은 “충성된 자들”로 번역될 수 있다. 예루살렘성경(JB)은 “충성된 자의 죽음은 야훼가 사랑하는 대가다”라고 번역하였다(cf. 마 10:29-31).

“우리는 마침내 이 시가 표출하는 강렬한 개인적 믿음과 사랑은, 대중적이고 형식적이며 국한적인 경건의 표현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19절). 이 불꽃은 철회되지 않고 혼자 타오른다. 한가운데(메시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의)에 놓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키드너)

시편 117편: 모든 나라

1 모든 이방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아 그분을 칭송하라

2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우리에게 크고 여호와의 성실[에메트]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해설>

본 시편은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다. 시인은 이방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애[헤세드]와 성실[에메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계 7:9). 2절의 “크다”[가바르]는 “승리하다”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편 118편: 호산나

영원한 사랑

1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은 선하시며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2 자 이스라엘아 말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3 자 아론의 집아 말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4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말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적시에 도움

5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 주셨다)

6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7 여호와께서 나의 돕는 자로 내게 계시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볼 것이다

8 여호와 안에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9 여호와 안에 피하는 것이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10 모든 이방 나라가 나를 에워싸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대적의 반지

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한, 에워싸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12 그들이 나를 벌 떼처럼 에워싸나 가시덤불의 불처럼 꺼지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13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정녕 밀쳤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14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승리의 노래

15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의인들의 장막들 안에 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행하신다

16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행하신다

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전할 것이다

18 여호와께서 나를 정녕 벌하셨으나 죽음으로 나를 넘기지는 않으셨다

승리의 환영

19 의의 문들아 나를 위하여 열어라 내가 그 (문)들 안으로 들아가서 여호와께 감사드릴 것이다

20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21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리니 이는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셔서 제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2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23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24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25 제발 여호와시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여호와시여 제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26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27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명절 제물을 가지들로 그 제단의 뿔들에 묶어라

송영

28 주님은 제 하나님이시니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은) 제 하나님이시니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29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은 선하시며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해설>

본 시편은 유월절 행사에서 불려진 시편들(113-118편) 중 마지막의 것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예배의식(1-4절)과 개인적인 것(5-14절), 대중적인 것(15절)도 있다. 중심인물과 그의 행렬이 성문에서 입성을 요구하고(19절) 화답과 갈채를 받으며(20, 26절), 마침내 제단에서 순례를 끝내기 위한 공식적인 대화를 이어간다(27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1, 29절)의 표현은 시편 106:1, 136:1 에서도 예배의 부르심으로써 나타난다. 6절의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표현은 시 56:11과 히 13:6에 나오는 것과 같다. 고백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 싸울 것을 결심하며(8-9, 11-12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바라 본다(15-16절). 14절은 홍해의 승리의 노래(출 15:2)에서 인용한 것이다. 15절과 28절도 이것에 더해진 반향이다.

19-27절은 승리의 행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구원과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 승리는 역설적인 승리이며(22-23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비유하셨다(눅 20:17, 마 21:42-43, 막 12:10-11, cf. 롬 9:32. 엡 2:20, 벧전 2:6). 그분은 시편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26절, cf. 마 21:9, 막 11:9, 요 12:13).

“그 주간(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실체가 그의 상징과 그림자를 뚫고(히 10:1) 나왔을 때 제단의 뿔은 십자가의 팔이 되었고 축제 그 자체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고전 5:7) 안에서 성취였음을 발견케 된다.” (키드너)

시편 119편: 풍성하고 귀한 보석 같은 말씀

나뉘지 않은 마음

1 <알렢> 복된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토라] 안에 걸어가는 (그의) 길이 완전한 자들이다

2 <알렢> 복된 자들은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니 온몸으로 그분을 구한다

3 <알렢> 더구나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어간다

4 <알렢> 주님은 주님의 법도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 <알렢>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 꼭 제 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6 <알렢> 그때 주님의 모든 명령을 제가 볼 때 제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7 <알렢> 주님의 의로운 법규들을 제가 배울 때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8 <알렢> 주님의 규례들을 제가 지키리니 저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저장된 보물

9 <베트> 무엇을 아이가 그의 길을 깨끗케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10 <베트> 제 온몸으로 제가 주님을 구했으니 주님의 명령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않게 하십시오

11 <베트> 제가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12 <베트> 여호와 주님을 송축하오니 주님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13 <베트> 주님의 입의 모든 법규를 제 입술로 제가 전했습니다

14 <베트> 모든 재물보다도 제가 주님의 증거들의 길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15 <베트> 제가 주님의 법도들 안에서 묵상하며 주님의 길들을 주시할 것입니다

16 <베트> 제가 주님의 규례들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의 위안

17 <기멜> 주님의 종에게 후대하셔서 저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18 <기멜> 제 눈을 여셔서 주님의 율법[토라]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저로 보게 하십시오

19 <기멜>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 주님의 명령들을 제게 숨기지 마십시오

20 <기멜> 언제나 주님의 법규들을 제 영혼이 갈망함으로 쇠약해졌습니다

21 <기멜> 주님께서 저주받은 거만한 자들 곧 주님의 명령들로부터 치우친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22 <기멜> 제게서 비난과 멸시를 떠나게 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23 <기멜> 고관들도 앉아서 저에 관하여 말했으나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24 <기멜> 주님의 증거들은 제 기쁨이며 또한, 제 조언자들입니다

저를 살게 하십시오

25 <달렡> 제 영혼이 흙에 붙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26 <달렡> 제가 제 길들을 고하니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셔서 주님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27 <달렡> 주님의 법도들의 길을 저로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28 <달렡> 제 영혼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세우십시오

29 <달렡> 거짓의 길을 제게서 치우시고 주님의 율법[토라]을 제게 베푸십시오

30 <달렡> 신실함의 길을 제가 택했고 주님의 법규들을 제가 (제 앞에) 두었습니다

31 <달렡> 제가 주님의 증거들에 붙었으니 여호와시여 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32 <달렡>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히시니 제가 주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가르치십시오

33 <헤>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의 길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까지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24 <헤>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율법[토라]를 지키되 온몸으로 지킬 것입니다

35 <헤> 저를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그 (길)을 기뻐합니다

36 <헤> 제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에게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탐욕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37 <헤> 제 눈이 헛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길 안에서 저를 살게 하십시오

38 <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세우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39 <헤> 참으로 주님의 판단들은 선하시니 제가 두려워하는 저에 대한 비난을 돌리십시오

40 <헤>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법도들을 갈망했으니 주님의 의 안에서 저를 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

41 <봐브> 그리고 여호와 주님의 인애가 제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십시오)

42 <봐브>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자에게 제가 대답하리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43 <봐브>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마십시오 참으로 제가 주님의 법규들을 기다립니다

44 <봐브> 제가 주님의 율법[토라]을 항상 영원토록 지키게 하십시오

45 <봐브> 저로 자유롭게 행보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주님의 법도들을 구합니다

46 <봐브> 제가 주님의 증거들을 왕들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47 <봐브>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들을 저 자신이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48 <봐브>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들에 제 손을 들어 저로 주님의 규례들을 말하게 하십시오

한결같은 말씀

49 <자인> 주님께서 저로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50 <자인> 이 (말씀)이 제 고난 중에 제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51 <자인> 거만한 자들이 저를 매우 비웃었어도 주님의 율법[토라]으로부터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52 <자인> 제가 주님의 옛 법규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시여 그래서 제가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53 <자인> 주님의 율법[토라]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맹령한 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54 <자인> 제가 우거하는 집에서 주님의 규례들은 제게 노래들이 되었습니다

55 <자인> 제가 밤에도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율법[토라]을 지켰습니다

56 <자인> 제가 주님의 법도들을 지킵니다 라는 이것이 제 것입니다

전심으로

57 <헤트> 여호와는 제 몫이시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58 <헤트> 제가 온몸으로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59 <헤트> 제가 제 길을 숙고하고 제 발을 주님의 증거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60 <헤트>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제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61 <헤트> 악인들의 줄들이 저를 묶었을지라도 주님의 토라를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62 <헤트> 주님의 의로운 법규들 때문에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려고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63 <헤트>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님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64 <헤트> 여호와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어려운 교훈

65 <테트> 선하게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행하셨으니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66 <테트> 좋은 분별력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참으로 제가 주님의 명령들을 믿습니다

67 <테트> 제가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지금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68 <테트>주님은 선하시니 선하게 대하셔서 주님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69 <테트> 거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저를 덮지만 저는 온몸으로 주님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70 <테트>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무감각하지만 저는 주님의 율법[토라]을 즐거워합니다

71 <테트> 제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려고 참으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제게 좋습니다

72 <테트> 수천 금과 은보다도 주님 입의 율법[토라]이 제게 좋습니다

그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73 <요드> 주님의 손이 저를 만드셨고 세우셨으니 저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십시오

74 <요드>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75 <요드> 여호와시여 주님의 법규들이 의롭다는 것과 신실하심으로 주님께서 저를 괴롭히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76 <요드> 제발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제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77 <요드> 주님의 자비하심이 제게 임하게 하셔서 저로 살게 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율법[토라]이 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78 <요드> 거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저를 굽게 했으니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말합니다

79 <요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님의 증거들을 아는 자들을 제게 돌리십시오

80 <요드>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 마음이 완전히 주님의 규례들에 있게 하십시오

파멸의 위기

81 <카프> 제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쇠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다립니다

82 <카프> 제 눈이 주님의 말씀에 쇠해져서 언제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83 <카프> 제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규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84 <카프> 주님의 종의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주님께서 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법규를 행하십니까

85 <카프> 거만한 자들이 주님의 율법[토라]과는 맞지 않는 구덩이들을 저를 (위해) 팠습니다

86 <카프> 주님의 모든 명령은 신실한데 거짓으로 그들이 저를 핍박하니 저를 도우십시오

87 <카프>거의 그들은 이 땅에서 저를 끝장내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88 <카프> 주님의 인애[헤세드]에 따라 저를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입의 증거를 지킬 것입니다

큰 확실성

89 <라메드> 여호와시여 영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늘보다 더 굳게 서 있습니다

90 <라메드> 대대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 주님께서 땅을 세우셨고 그 (땅)이 서 있습니다

91 <라메드> 주님의 법규들을 위해 그것들이 오늘 서 있으니 이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92 <라메드> 만일 주님의 율법[토라]이 제 기쁨이 아니었다면 제가 괴로운 중에 망했을 것입니다

93 <라메드> 영원히 제가 주님의 법도들을 잊지 않을리니 이는 그것들로 주님께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94 <라메드> 저는 주님의 것이니 저를 구원하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법도들을 제가 구했습니다

95 <라메드> 악인들이 저를 멸하려고 저를 바라나 주님의 증거들을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96 <라메드> 모든 사물의 완전한 끝을 제가 보니 주님의 명령은 매우 넓습니다

하늘의 지혜

97 <멤> 얼마나 제가 주님의 율법[토라]을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이 제 묵상입니다

98 <멤> 주님의 명령들을 제 원수들보다도 저를 더 지혜롭게 하니 이는 그것이 영원히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99 <멤> 저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보다도 제가 분별력이 있는 것은 주님의 증거들이 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100 <멤> 노인들보다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법도들을 제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101 <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부터 제 발을 막았습니다

102 <멤> 주님의 법규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103 <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제 혀에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04 <멤> 주님의 법도들을 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합니다

길을 잃지 않고

105 <눈>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고 제 길의 빛입니다

106 <눈> 주님의 의로운 법규들을 지킬 것을 제가 맹세했고 제가 확정했습니다

107 <눈> 제가 아주 많이 고통받았으니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108 <눈> 여호와시여 제발 제 입의 자원제물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의 법규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109 <눈> 제 목숨이 항상 위험하지만 주님의 율법[토라]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110 <눈> 악인들이 저를 (해치려고) 덫을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111 <눈> 제가 주님의 증거들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은 것은 그것들이 제 마음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112 <눈> 주님의 규례들을 영원히 끝까지 행하려고 제가 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배도 금지

113 <싸메크> 제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님의 율법[토라]을 사랑합니다

114 <싸메크> 주님은 제 은신처이고 제 방패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115 <싸메크>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116 <싸메크>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제 소망으로부터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117 <싸메크> 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규례들을 항상 주시할 것입니다

118 <싸메크> 주님께서 주님의 규례들로부터 치우치는 모든 자를 멸시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119 <싸메크> 찌꺼기(처럼) 주님께서 땅의 모든 악인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120 <싸메크> 제 몸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주님의 법규들을 제가 두려워합니다

불신자로부터 핍박

121 <아인> 제가 공의와 의를 행하니 저를 제 압제자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122 <아인> 주님의 종을 선하게 보증하셔서 거만한 자들이 저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23 <아인>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쇠해졌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여 쇠해졌습니다)

124 <아인> 주님의 인애[헤세드]대로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고 주님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125 <아인> 제가 주님의 종이오니 저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하십시오

126 <아인> 그들이 주님의 율법[토라]을 어기니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입니다

127 <아인>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명령들을 금보다도 또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128 <아인> 그러므로 제가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129 <페> 주님의 증거들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제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130 <페> 주님의 말씀들을 여는 것은 빛을 비추어 단순한 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131 <페> 제 입을 제가 벌리고 헐떡이니 이는 주님의 명령들을 제가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132 <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던 공의대로 제게로 향하셔서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133 <페> 제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하셔서 어떤 죄악도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134 <페> 인간의 압제로부터 저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법도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135 <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셔서 주님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136 <페> 시냇물이 제 눈에서 흘러내리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율법[토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의

137 <짜디> 여호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규들은 바릅니다

138 <짜디> 주님께서 주님의 증거들로 의를 명령하셨고 매우 신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39 <짜디> 제 열심이 저를 끝내었으니 이는 제 적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140 <짜디> 주님의 말씀은 매우 정제되어서 주님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141 <짜디> 제가 어려서 멸시받았으나 주님의 법도들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142 <짜디> 주님의 의는 영원히 의롭고 주님의 율법[토라]은 진리[에메트]입니다

143 <짜디>고통과 곤경이 제게 왔으나 주님의 명령들이 제 기쁨입니다

144 <짜디>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저로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십시오

지연된 희망

145 <코프> 제가 온몸으로 부르니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십시오 주님의 규례들을 저로 지키게 하십시오

146 <코프> 제가 주님을 부르니 저를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로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147 <코프> 제가 새벽 전에 깨어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148 <코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제 눈이 밤중에 깹니다

149 <코프> 제 소리를 주님의 인애[헤세드]에 따라 들으시고 여호와시여 주님의 법규들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150 <코프> 간계를 좇는 자들이 가까이 왔지만 그들은 주님의 율법[토라]으로부터 멉니다

151 <코프> 여호와 주님은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모든 명령은 진리입니다

152 <코프> 주님께서 주님의 증거들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을 오래전에 제가 그것들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소중한 삶

153 <레쉬> 제 괴로움을 보시고 저를 구하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율법[토라]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154 <레쉬> 제 송사를 따지시고 저를 구속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155 <레쉬> 구원이 악인들로부터 멀게 하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주님의 규례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156 <레쉬> 주님의 자비하심이 큽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법규들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157 <레쉬> 저를 핍박하는 자들과 저의 적들이 많으나 주님의 증거들로부터 저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158 <레쉬> 제가 배신자들을 보고 싫어하니 이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159 <레쉬> 제가 주님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헤세드]에 따라 저를 살게 하십시오

160 <레쉬> 주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은 진리[에메트]고 주님의 의로운 법규는 모두 영원합니다

평화의 장소

161 <쉰> 고관들이 공연히 저를 핍박하나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은 두려워합니다

162 <쉰> 저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쁘니 많은 전리품을 발견한 것처럼 (기쁩니다)

163 <쉰> 거짓을 저는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며 주님의 율법[토라]을 저는 사랑합니다

164 <쉰> 주님의 의로운 법규들 때문에 하루에 일곱 번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165 <쉰> 주님의 율법[토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166 <쉰> 제가 여호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의 명령들을 행합니다

167 <쉰> 제 영혼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제가 그것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168 <쉰> 제가 주님의 법도들과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제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하시고 도우시고 찾아주소서

169 <타브> 제 울부짖음이 여호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170 <타브> 제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구하십시오

171 <타브> 제 입술이 찬양을 쏟아 내니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172 <타브> 제 혀가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니 이는 주님의 모든 명령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173 <타브> 주님의 손이 제 도움으로 있으니 이는 제가 주님의 법도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174 <타브> 제가 여호와 주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율법[토라]은 제 기쁨입니다

175 <타브> 제 영혼을 살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규들이 저를 돕게 하십시오

176 <타브> 제가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치우쳤으니 주님의 종을 찾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명령들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해설>

본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와 성찰의 아크로스틱 시편으로 각 주제와 관련하여 8개의 연속적인 구절로 이루어진 22개의 스탠자로 구성된다(8☓22=총176절). 하나님의 말씀[다바르]은 율법[토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의어로 언급된다. 증거[에두트], 법도[픽쿠드], 규례[호크], 명령[미츠와], 법규[미쉬팟], 말씀/약속[이므라]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47, 48, 97, 113, 119, 127, 140, 159, 163, 167절)은 곧 그 말씀하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4, 132절). “복된 자들은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니 온몸으로 그분을 구한다.”(2절)

키드너는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해방: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죄의 지배를 깨뜨리며 자신보다 더 큰 지혜와 비전을 만나게 된다. 45절의 “자유롭게”(NASV, NIV)는 “넓은”을 의미하며 32절의 마음을 넓혀 달라는 기도와 연결된다.

(2) 빛: 하나님의 말씀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빛이다(105절).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130절) 거짓된 길을 분별하게 한다(9, 29-30, 104, 128절).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한다.

(3) 생명: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려주기를 기도한다(17, 25, 37, 40, 77, 88, 107, 116, 144, 149, 154, 156, 159, 17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생명이 필요하다(17, 88절).

(4) 안정성: 22-23, 39, 69, 81-85, 87, 109, 141절은 시인의 위협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된다(50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고난을 이겨낸다(92절).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 중에 방패며 은신처가 된다(114절).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습니다”(165절).

시편 120편: 외부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치명적인 화살

1 여호와께 내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2 여호와시여 거짓 입술로부터 속이는 혀로부터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3 속이는 혀야 그것이 네게 무엇을 주며 네게 무엇을 더 할까

4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들과 로뎀나무의 숯불들이다

닥쳐온 재난

5 내가 메섹에 우거하는 것과 게달의 장막들에 거주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6 평안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랫동안 내가 거주했다

7 나는 평화를 (원하여) 참으로 말하나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해설>

본 시편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4편) 중 첫 번째로, 순례자들이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거짓말로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보복하심(날카로운 화살뜰과 숯불들-4절)을 경험한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북쪽(메섹)과 남동쪽(게달, 아랍)에 떨어져 살고 있음을 슬퍼하며 평화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시편 121–130편

시편 121편: 내가 내 눈을 들리라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1 내가 내 눈을 그 산들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2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3 그분은 네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실 것이다

4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는 네 오른편에 (계시는) 네 그늘이시니

6 낮에는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는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7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니 네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8 여호와께서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해설>

순례자에게 보호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는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확실히 붙드실 것을 믿는다. 그분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5절)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7절의 “영혼”은 전체 삶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고도 영원토록 보장될 것이다.

시편 122편: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다윗의 시

도착의 기쁨

A 1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가자 라고 그들이 내게 말할 때 내가 기뻐했다

B 2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서 있었을 때 (내가 기뻐했다) 예루살렘아

잘 짜여진 성

3 잘 짜여진 성처럼 지어진 예루살렘

C 4 거기로 지파들 곧 이스라엘의 증인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갔다

C 5 거기서 그들이 재판을 위하여 보좌들에 앉았으니 다윗 집의 보좌들이다

평화의 비전

B 6 예루살렘의 평화를 요청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평안하기를

7 네 외벽 안에 평화가 있기를 네 궁전들 안에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요청하라)

A 8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을 위하여 네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이제 내가 말하며

9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네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내가 간구할 것이다

<해설>

순례자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2절). 3절의 “잘 짜여진”이라는 표현은 성막을 만들기 지침에 나오는 용어로 “연결하다”는 의미이며(출 26:11) 에베소서 2:21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고 표현한다. 이는 계시록 21:10에서 궁극적인 현실이 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을 위해 구한 평화는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시편 123편: 갈망하는 눈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1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주님께 제가 제 눈을 듭니다

2 보십시오 그들의 주인들[아돈]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그녀의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그렇게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있습니다)

3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많은 멸시로 배부릅니다

4 안일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목구멍에 가득 찼습니다

<해설>

이 순례자의 노래는 시온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다리는 자와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목한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124편: 땅의 갑주가 실패할 때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다윗이 시

1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2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3 그때 그들이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텐데 그들이 우리에게 화가 났을 때

4 그때 그 물이 우리 위를 넘쳐흐르고 강이 우리 몸 위로 지나갔을 텐데

5 그때 그 소용돌이치는 물이 우리 목 위로 지나갔을 텐데

6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께서 그들의 이빨의 먹이로 우리를 주지 않으셨다

7 우리 자신이 새 사냥꾼들의 덫에서 새처럼 도망했으니 덫이 부서지고 우리는 도망했다

8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그의 왕국 초기 위험에 대한 통찰을 보여 준다. 사무엘하 5:17-25 은 그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 준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하며 구원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한다(121:2).

시편 125편: 의의 수호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A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B 2 예루살렘은 산들이 두르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셔서

C 3 참으로 악인의 막대기가 의인들의 제비 뽑은 땅에 쉬지 못하리니

C 이는 의인들이 그들의 손을 불의에 내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B 4 여호와시여 선한 자들과 그들의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A 5 그들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있기를

<해설>

순례자의 시온 산을 향하는 걸음은 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악인은 굽은 길로 치우치지만(5절)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2-3절)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을 것이다(4절).

시편 126편: 꿈 꾸는 자들 같았다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복원된 즐거움

A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마치 꿈 꾸는 자들 같았다

B 2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채워졌고 우리 혀는 기쁜 외침으로 (채워졌다) 그때 그들이 이방 나라들 안에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큰일을 행하셨다

3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뻤다

다시 제기된 즐거움

A 4 여호와시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B 5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쁜 외침으로 거둘 것이다

6 씨 주머니를 메고 울며 계속 가는 자는 그의 곡식단들을 메고 기쁜 외침으로 정녕 올 것이다

<해설>

여러 번역본들은 이 시편을 포로와 석방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RSV와 NIV는 “운명의 회복”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근이나 전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에 관한 것일 수 있다. 4절은 건조한 땅인 남방(네게브)에 시내가 만들어지는 듯한 기적을 위해 기도한다. 5-6절은 인내로 씨뿌리는 자가 추수의 기쁨을 얻듯 확실히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시편 127편: 헛된 것인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솔로몬의 시

열매가 없는 노력

1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것을 짓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보초가 헛되이 지켜보는 것이다

2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앉아 있는 것이 헛되다 수고의 빵을 먹는 자들아 그렇게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생활 자산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업이며 태의 열매는 보상이다

4 젊은 때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과 같다

5 복된 자는 그의 화살통을 채운 사람이니 (자식들) 때문에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솔로몬에게 귀속되며 아마도 “그분의 사랑하는 자”(2절)는 하나님께 받은 애칭인 “여다디야”(삼하 12:25)에서 왔을 것이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3-5절은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한다.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께로서 온 것만이 진정으로 강하다고 선포한다.

시편 128편: 평화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자는 복되다

2 네 손의 수고한 것을 참으로 네가 먹으리니 네가 복되고 네게 좋을 것이다

가족 서클

3 네 아내는 네 집 깊숙한 곳의 열매 많은 포도나무와 같고 네 자식들은 감람나무들의 가지들처럼 네 상 주위에 둘러앉는다

4 보라 참으로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다

더 넓은 지평선

5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네게 복 주시리니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라

6 그리고 네 아들들의 아들들을 보라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있기를!)

<해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는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으며 가족이 별 탈없이 함께 지내고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된다. 갈라디아서 6:16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다.

시편 129편: 박해받은 시온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상처 입은 생존자

1 그들이 내 어릴 때부터 나를 많이 적대했다 라고 말하여라 자 이스라엘아

2 그들이 내 어릴 때부터 나를 많이 적대했으나 역시 나를 이길 수가 없었다 라고

3 내 등 위에다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팠으나

4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밧줄들을 끊으셨다

증오의 가격

5 그들이 부끄러워 뒤로 물러나니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다

6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지붕의 풀과 같아서

7 추수하는 자의 손을 채우지도 못하고 묶는 자의 품을 (채우지도 못하며)

8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으니 우리가 너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해설>

1절은 선창자의 외침으로 백성들이 취해야 할 말을 가르쳐준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는 출애굽 때를 가리킨다(호 1:11). 이스라엘은 악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았으나(3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5절). 시온은 하나님의 성(48:1)이며 그분의 거처를 위한 산(68:16)이다. 악인들은 마른 풀 같이 헛되게 사라지며 하나님에게서 어떤 복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8절).

시편 130편: 깊은 곳에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1 깊은 곳에서 제가 여호와 주님을 부르니

2 주님[아돈], 제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제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 만일 죄악들을 여호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주님[아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4 참으로 주님께 용서가 있음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 내가 여호와를 바라니 내 영혼이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다린다

6 내 영혼이 주님[아돈]을 (바라니) 보초들이 아침을 (바라는 것)보다 보초들이 아침을 (바라는 것보다 더 바란다)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참으로 인애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며 그분의 구속하는 (능력이) 크시니

8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속하신다

<해설>

본 시편은 참회의 시편 중 여섯 번째 시다.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는다(3-4절, cf. 86:5). 그러기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다(5절). 이는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한다(7-8절).




시편 131–140편

시편 131편: 아이 같은 마음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제 마음이 거만하지 않고 제 눈이 높지 않습니다 큰 일들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제게 (너무) 놀라운 이들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 참으로 어머니 품에 있는 젖 뗀 아이처럼 제 영혼이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 젖 뗀 아이처럼 제 영혼이 제게 있습니다

3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해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그의 겸허함, 단순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자신을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움을 누리는 자로 그린다. 이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시편 132편: 법궤가 시온으로 올라가다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다

1 여호와시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괴로움을 기억하십시오

2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고 야곱의 전능자께 서원했습니다

3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않으며

4 내가 내 눈에 잠을 주지 않고 내 눈꺼풀이 졸리게 (하지 않으리니)

5 내가 여호와의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입니다)

시온으로 행진

6 보라 우리는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고) 들었고 그것을 나무숲에서 찾았다

7 우리가 그분의 처소로 가서 그분의 발등상에 경배하자

8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쉬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과 주님의 권능의 궤여

9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경건한 자들이 기뻐 외치게 하십시오

10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메시아의 얼굴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맹세하셨습니다 네 태의 열매 중에서 (하나를) 내가 네 보좌에 둘 것이다

12 네 아들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이 증거들을 지키면 그들의 아들들도 영원토록 네 보좌에 앉을 것이다

시온에서의 그분의 임재

13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분의 거주지로 그곳을 원하셨다

14 이곳이 영원히 내가 쉴 곳이니 여기 내가 살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곳을 원한다

15 그곳의 식량에 내가 정녕 복 주어 그곳의 궁핍한 자들을 빵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16 그곳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곳의 경건한 자들이 정녕 기뻐 외칠 것이다

17 거기서 내가 다윗을 위한 뿔을 자라나게 하리니 내 메시아를 위한 등불을 내가 준비했다

18 그의 원수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의 옷을 입히나 그에게는 그의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법궤의 행렬과 관련하여 24편과 68편을 떠올리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장소(“전능자의 처소”-5절)를 찾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서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영원히 거할 곳으로 택하셨으며(13-14절) 다윗의 자손을 위한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다(11-12절). 하나님께서는 “기름부음 받은 자”(그리스도)를 위한 등불을 준비하셨으며 원수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말씀하셨다(17-18절, cf. 89:19-39).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궁핍한 자가 없고 경건한 자들의 기쁨이 가득한 나라다(15-16절).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그분의 처소”에서 그분을 예배하자고 외친다(7절).

8-10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역대하 6:41-42)에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9절과 16절의 제사장들의 위한 “의와 구원의 옷”(cf. 사 61:10)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실패했던 사건(대상 13:9 이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17-18절의 “뿔과 등불, 왕관”은 각각 힘과 정결함과 왕의 위엄(거룩)을 상징한다.

시편 133편: 충만한 연합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다윗의 (시)

1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또한, 함께 사는 것이

2 그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머리 위에 (부은) 좋은 기름 같고

3 시온 산들로 흘러내리는 헐몬의 이슬과 같다 참으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다

<해설>

본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 앞에 집결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주신 때(삼하 5:1-10)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형제였으며(1절) 그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3절)는 사실이다. “모든 좋은 선물과 마찬가지로 참된 연합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 이바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여 받은 것이며, 업적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이다(롬 4:6).” (키드너)

시편 134편: 끊임없는 찬양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1 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에 밤새도록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2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네게 복 주시니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해설>

120편에서 시작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는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것에 대한 말로 적절하게 끝난다(1절). 노래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봉사하라는 임무를 맡았다(대상 9:33, 23:30). “[하나님의] 진정한 시온은 히 12:22-24에서 알 수 있듯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통치하는 곳이다. 이전 시편의 말씀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다’ 하셨다.” (키드너)

시편 135편: 찬양의 선집

그분의 택하심을 찬양

A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2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집 뜰에 서 있는 자들아

3 할렐루야 참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참으로 그것은 즐겁다

4 이는 야곱을 여호와께서 그분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주권자 하나님

B 5 참으로 나는 여호와께서 크시며 우리 주님[아돈]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안다

6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행하시고 바다와 모든 깊은 바다에 (행하시니)

7 땅끝에서 안개들을 올리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며 그의 창고들에서 바람을 나오게 하신다

구속주 하나님

8 (그분은)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셨고

9 표징들과 이적들을 이집트 땅 가운데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에게 보내셨다

10 (그분은) 많은 이방 나라를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11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을 치시고

12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유업으로 (주셨다)

13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며 여호와시여 주님의 기억이 대대로 있으리니

14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변호하시며 그분의 종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부조리

B 15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들이 만든 것이니

16 그것들에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 그것들에게 귀가 있어도 귀 기울이지 못하며 더구나 그것들의 입에는 호흡이 없다

18 그것들을 만든 자들이 그것들처럼 되리니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처럼 될 것이다)

그분의 택하심에 대한 찬송

A 19 이스라엘 집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 집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 레위 집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여호와시여 시온에서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이시여 할렐루야

<해설>

본 시편은 전형적인 수미상관구조(A-B-B-A)로, 주권자(6-7절)와 구속주(8-12절)되신 하나님을 이방인의 무능한 우상들(15-17절)과 대조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경배를 요청한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세굴라]로 택하셨다(4절, cf. 신 7:6).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분의 하신 일에 근거한다(cf. 78, 105, 106).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통해 그분이 행하실 미래의 일을 확신할 수 있다(14절).

15-18절의 원문은 115:4-6, 8과 동일하다. 19-20절의 네 그룹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과 경건한 이방인 모두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한다(cf. 115:9-11).

시편 136편: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신들의 신

A 1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은 선하시며 참으로 그분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하시다

2 신들 중의 신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3 주들[아돈] 중의 주님[아돈]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창조자

B 4 홀로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5 하늘을 명철로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7 큰 광명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8 낮을 통치하는 해를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9 밤을 통치하는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구원자

C 10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1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2 강한 손과 편 팔로 (나오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3 홍해를 둘로 베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5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6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승리자

C 17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8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19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B 21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22 그분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필요한 때의 친구

23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24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25 모든 육신에 빵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나님

A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해설>

유대 전통에서 본 시편은 종종 ‘찬양의 위대한 시편’(Great Hallel)로 알려져 있다. 반복되는 응답구(“감사하라 참으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는 시편 노래에서 회중의 역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선창자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외친다. 그분은 선하시며 신들 중의 참된 신이 되신다(1-2절).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4-9절)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며(10-16절)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시다.(17-22절, cf. 135:10-12과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묵상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그분은 인애[헤세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시편 137편: 바벨론 물가에서

애수

A 1 우리는 바벨론의 강들 옆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

B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2 그 가운데 버드나무들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어 놓았으니

C 3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들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마음이) 기쁜지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지만

도전

C 4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 것인가

B 5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수금 켜는 법을) 잊을 것이다

6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올려놓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저주

7 여호와시여 에돔 자손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벗겨라 벗겨라 (예루살렘의) 기초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A 8 파괴될 바벨론의 딸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될 것이다

9 네 어린 아이들을 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될 것이다

<해설>

본 시편은 1절과 3절(“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근거로, 바벨론 포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벨론 군인들은 레위인들에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고 하며 조롱한다(3절). 음악하는 레위인들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한다(5-6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보복을 간구한다.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었다(cf. 겔 35:15, 옵 1:10–14).

시편 138편: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

다윗의 시

한 사람을 위한 도움

1 제가 제 온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2 제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의 인애[헤세드]와 주님의 성실[에메트]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말씀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3 제가 부르짖는 날에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제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저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빛

4 땅의 모든 왕이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니 이는 그들이 주님 입의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이 여호와의 길들 안에서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6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비천한 자를 보시며 교만한 자를 먼 곳에서도 아십니다

끝까지 도우소서

7 제가 고통 중에 걸어가도 저를 살리시리니 제 원수들의 노를 향하여 주님의 손을 보내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8 여호와께서 제게 완전하게 행하시리니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헤세드]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해설>

138-145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다윗은 원수의 위협 속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인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2, 8절).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4절). 2절의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말씀을 크게 높이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모든 것보다 높게 하셨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래된 번역은 8a절을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AV, RV)로 번역한다.

시편 139편: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1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저를 조사하셨으니 아십니다

2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니 멀리서부터 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3 주님은 제 행로와 제 눕는 것을 측정하시며 제 모든 길을 아십니다

4 제 혀로 말을 하지 않아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5 앞뒤로 주님께서 저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손을 제 위에 놓으셨습니다

6 지식이 제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이 높아서 제가 닿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

7 주님의 영으로부터 제가 어디로 가며 주님의 앞으로부터 제가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8 제가 하늘에 올라간다 해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며 제가 스올에 제 침상을 만든다 해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9 제가 새벽 날개를 들어 올린다 해도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해도

10 거기서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실 것입니다

11 제가 정말로 어둠이 나를 덮고 빛이 나를 위한 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도

12 어둠조차도 주님에게서 어두워지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비추니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모든 창조적

13 참으로 주님께서 제 콩팥들을 만드셨으며 제 어머니 배에서 저를 지으셨습니다

14 제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렵고 놀랍게 (지어졌으니) 주님의 솜씨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압니다

15 제가 은밀히 만들어졌고 땅의 깊은 곳에서 (세밀하게) 지어졌을 때 제 뼈대가 주님에게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16 제가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그것 중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책에 그것들이 지어진 날들 모두가 기록되어 [cwt[있습니다

17 제게 하나님 주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것들의 처음이 얼마나 깊은지요

18 제가 그것들을 세니 모래보다 많습니다 제가 깨어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19 제발 하나님[엘로아] 주님께서 악을 죽여주십시오 피의 사람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20 그들이 주님을 두고 악한 꾀로 말하며 주님의 적들이 허위로 (맹세)합니다

21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와시여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제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22 제가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니 그들은 제 원수들입니다

23 하나님 저를 조사하셔서 제 마음을 알아 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셔서 제 근심들을 알아 주십시오

24 제 안에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해설>

본 시편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전능의 교리에 대한 조용한 묵상이 아니다. 이것은 애가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연(19–24절)은 “위험한 대적을 향한 증오를 강렬하게 진술하며, 시편 기자가 무죄함을 깨닫게 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호소함을 포함한다.”(트렘퍼 롱맨III)

1-5절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6절은 약간 비관적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7-12절에서 다윗은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한다. 도망하는 어느 곳에나 주님이 계시다는 고백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고백이다.

13-18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콩팥들”과 “뼈대”를 만드시며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현재 자신의 고뇌와 증오를 알아달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마지막 연에서 강하게 표출된다.

다윗은 원수들의 악행과 신성모독을 고발하며(19-20절)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한다(21-22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심들”과 “고통의 길”을 아실 것이라고 확신한다(23-24절).

시편 140편: 독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음모자

1 여호와시여 악한 사람에게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포학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2 그들은 마음속에 악들을 생각하고 매일 전쟁들을 선동합니다

3 그들은 그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며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밑에 있습니다 (셀라)

4 여호와시여 악인의 손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포학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제 발걸음을 밀치려고 생각합니다

5 교만한 자들이 제게 덫과 밧줄들을 숨겨 두었으며 그들이 길 옆에 그물을 펼쳐 제게 올무들을 놓았습니다 (셀라)

반격

6 제가 여호와께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제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7 제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아돈]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전쟁의 날에 제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8 여호와시여 악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지 마셔서 그의 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높아질 것입니다 (셀라)

9 저를 둘러싼 자들의 머리는 그들의 입술의 고생이 그것을 덮게 하십시오

10 그들 위에 달군 숯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쓰러지게 하셔서 그들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11 혀 있는 사람이 그 땅에서 굳건하지 못하게 하시고 포학한 사람을 악이 빨리 사냥하게 하십시오

확실성

12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재판을 행하시며 궁핍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13 정녕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바른 자들이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에는 악의적 음모라는 단일 주제가 나타난다. 다윗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를 고발하며 자신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한다(1-5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의 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한다(6-11절). 마지막 절(12-13절)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심판하시며 그로 인하여 “의인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한다.




시편 141–150편

시편 141편: 타협하지 않음

다윗의 시

순수한 기도

1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속히 제게로 향하셔서 제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 제 기도가 주님 앞에 향(처럼) 확정되게 하시고 제가 손을 올리는 것과 저녁 제물(처럼) 확정되게 (하십시오)

평범한 충성도

3 여호와시여 제 입에 문지기를 두셔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4 제 마음이 악한 일에 치우쳐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맛있는 음식들을 저로 먹지 않게 하십시오

5 의인이 인애[헤세드]로 저를 치며 책망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머리의 기름이니 제 머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참으로 아직도 제 기도가 그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6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던져지게 하십시오 그들이 제 말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7 그 땅을 쪼개고 가르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스올의 입구에 흩어졌습니다

8 참으로 제 눈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아돈] 여호와시여 주님 안에 제가 피하니 저를 헐벗은 채로 두지 마십시오

9 그들이 제게 놓은 덫으로부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올무들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10 안전하게 제가 지나갈 동안 악인들로 자신의 그물들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해설>

본 시편은 개인적인 애가로, 다윗은 자신을 압박한 악인의 파멸을 간구하며(6, 10절), 자신의 말을 제어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3절). 또한, 그는 악한 자들과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며(4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다짐한다.

시편 142편: 에워싸다

다윗의 마스길 그가 동굴에 있을 때의 기도

나의 탄원

1 내 소리로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고 내 소리로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며

2 내가 그 앞에 내 한탄을 쏟아 붓고 내 고통을 그 앞에 전할 것이다

3 제 영이 제 (속)에서 약해질 때 주님은 제 길을 아십니다

나의 곤경

제가 걸어가는 이 길에 그들은 제게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4 오른쪽을 쳐다보아도 저를 알아보는 자가 없으니 피난처가 제게서 사라졌으며 아무도 제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다

5 제가 여호와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은 제 피난처시고 생명의 땅에 (있는) 제 몫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 제 울부짖음을 잘 들어주십시오 참으로 제가 매우 약해졌으니

나의 전망

저를 쫓는 자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십시오

7 감옥에서 저를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저를 의인들이 둘러싸리니 참으로 주님께서 제게 후대하실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57편과 함께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시편을 읽는 것은 감상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탄을 쏟아 낸다(2절). 적들은 다윗을 쫓으며 덫을 놓는다. 다윗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4절).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는다(5-6절).

시편 143편: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다윗의 시

굳은 생각

A 1 여호와시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제게 응답하셔서

2 주님의 종을 재판정으로 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B 3 원수가 제 영혼을 쫓고

C 제 생명을 땅에 짓밟아

D 영원히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저를 앉게 했습니다

E 4 그래서 제 영이 제 위에서 약해졌고 제 마음이 제 속에서 놀랐습니다

F 5 제가 옛날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일을 읊으며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묵상합니다

F 6 제가 주님께 제 손을 펴니 제 영혼이 지친 땅처럼 주님께로 (향합니다) (셀라)

의지의 자극

E 7 속히 제게 응답해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제 영이 쇠약합니다

D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C 8 아침에 주님의 인애[헤세드]를 듣게 하십시오 참으로 주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저로 알게 하십시오 참으로 주님께 제가 제 영혼을 들어 올렸습니다

B 9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주님께로 제가 피합니다

A 10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은 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정직한 땅으로 저를 인도해주십시오

11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고통에서 제 영혼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12 주님의 인애[헤세드]로 주님께서 제 원수들을 끝내시고 제 영혼의 모든 적을 멸하십시오 참으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해설>

다윗은 원수로부터 오는 위협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붙든다(1, 11절).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한다(2절). 이는 그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인애[헤세드]를 붙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8, 12절). 다윗은 현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이다(4, 7절). 그러기에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한다(6, 8-9절).

10절의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주십시오”라는 고백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에 행하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 준다(cf. 27:11). “다윗은 바울 이상으로(롬 8:14, 갈 5:18) 이러한 인도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영을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의지를 기울이고 마음을 깨우는 내적 노력에 대한 것이다.” (키드너)

시편 144편: 왕의 노래

다윗의 시

강하고 깨지기 쉬운

1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은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가르치는 분이시니 전쟁을 위하여 내 손가락을 (가르치는 분이시다)

2 그분은 나의 인애[헤세드]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를 구하는 분이시며 내가 피하는 나의 방패시며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3 여호와시여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아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4 사람은 입김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조의 패턴

5 여호와시여 주님의 하늘을 기울이셔서 내려오십시오 산들을 치셔서 그것(들)이 연기나게 하십시오

6 번개를 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화살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십시오

7 주님의 손을 높은 곳으로부터 보내셔서 많은 물로부터 저를 구출하셔서 구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8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9 하나님,/ 새 노래로 제가 주님을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10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여 그분의 종 다윗을 악한 칼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시여

11 저를 구출하시고 저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평화로운 사람들

12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 잘 자라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모양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기둥들과 같으며

13 우리 곡간들은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곡식들로 가득차 있고 우리 양 떼는 수 천으로 수 만으로 우리의 바깥들에 있으며

14 우리 가축들은 새끼를 잘 배며 잃어버리는 일이나 잘못 낳은 일이 없으며 우리 광장들에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15 이와 같은 백성은 복되니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백성은 복됩니다

<해설>

본 시편은 몇 개의 시편을 조합해서 구성된 시이다. 많은 내용은 18편에서 왔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방인들의 손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다(8, 11절). 12절의 기도는 제국의 야망이 아닌 가족과 그 세대로부터 시작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주시는 복을 바라본다.

“이 시편은 시 18편이 다윗 왕국의 굳건한 설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한 것과는 달리, 보다 넓고 확대된 의미의 시온의 회복 즉, 세계 만민이 참여하는 시온(사 55:3-5)의 회복을 노래한다. 시온의 회복이 결코 다윗 왕국의 회복을 뜻하지 않음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듯하다.” (키드너)

시편 145편: 찬양의 알파벳

다윗의 찬양

시작의 송영

1 <알렢>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2 <베트> 매일 제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3 <기멜> 여호와는 크셔서 매우 찬양받으시니 그분의 크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주제

4 <달렡> 대대로 주님의 행하심을 칭송하고 주님의 권능을 전할 것입니다

5 <헤> 주님의 존귀한 영광의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할 것입니다

6 <봐브>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그들이 말하며 주님의 크심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7 <자인> 주님의 크시고 선하신 기억을 그들이 쏟아내고 주님의 의를 그들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8 <헤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애[헤세드]가 크십니다

9 <테트> 여호와는 모두에게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10 <요드>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경건한 자들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11 <카프> 주님의 왕국의 영광을 그들이 말하며 주님의 권능을 그들이 전하리니

12 <라메드>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왕국의 존귀와 영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13 <멤>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주님의 통치권은 모든 세대에 있습니다

공급자 하나님

<눈>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있으십니다

14 <아인> 여호와께서는 쓰러지는 모든 자를 붙드시며 엎드리는 모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15 <아인> 모든 눈이 주님을 바라니 주님은 그의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주시고

16 <페> 주님의 손을 여셔서 모든 생명의 원함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17 <짜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모든 길에 의로우시며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자비[헤세드]로우십니다

18 <코프>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그분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19 <레쉬>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원함을 그분께서 행하시며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20 <쉰>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모든 악인은 몰살시키십니다

닫는 송영

21 <타브> 여호와의 찬양을 내 입이 전하고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할 것입니다

<해설>

본 시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이면서 아크로스틱 시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높인다(11-12절). 8절은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다(cf. 출 34:6, 시 86:15, 103:8, 111:4). 13절의 후반부(“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있으십니다”)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고대 번역과 현재 쿰람의 본문에는 있다. 마지막 절(21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한다.

시편 146편: 나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리라

평생의 찬양

A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B 2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 위대하고 선하심

C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자를 (의지하지 마라)

4 그의 영이 나가면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니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질 것이다

C 5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 곧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6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셔서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7 압제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신다 여호와는 죄수들을 풀어주신다

8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여신다 여호와는 엎드리는 자를 일으키신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9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지키시며 고아와 과부를 도와 일으키시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영원한 찬양

B 10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니 네 하나님께서 시온을 대대로 (다스리신다)

A 할렐루야

<해설>

본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다섯개의 찬양 시편(146-150편) 중 첫 번째 것이다. 이 다섯 편의 시는 끊임없는 축복과 기쁨을 표현한다.

시인은 3-4절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5절). 그분은 창조자이며 공급자이고 치료자이시다(6-8a절). 그분은 의인을 사랑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시는 왕이시다(8b-10절).

시편 147편: 눈을 높이 들어

구속하시는 하나님

1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니 참으로 찬양이 즐겁고 아름답다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3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4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신다

5 우리 주님[아돈]은 크시고 힘이 많으시니 그분의 명철은 셀 수가 없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도와 일으키시나 악인들은 땅끝까지 낮추신다

돌보시는 하나님

7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화답하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송하라

8 그분은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에서 비를 준비하셔서 산들에 풀을 자라게 하시고

9 짐승에게 먹이를 주시며 외치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신다)

10 말(馬)의 능력을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강한) 넓적다리를 그분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며

11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니 그분의 인애[헤세드]를 기다리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12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13 참으로 그분은 네 성문들의 빗장들을 강하게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에게 복 주시며

14 네 영토를 평안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밀들로 너를 만족하게 하시며

15 그분의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이 빨리 달리게 하시며

16 눈을 양털처럼 주시고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며

17 그분의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던지시고 그분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랴

18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녹이시고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며

19 그분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신다)

20 그분께서 모든 이방 나라에는 그처럼 행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법규들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해설>

“이 시편은 때때로 이사야 40장의 수사적 질문과 욥기에서처럼 주님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며, 영광의 섭리 및 은혜를 창조의 경이와 연결시켜 그것을 찬양으로 전환시킨다.” (키드너)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당위성과 아름다움을 선언한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2-6, 8-9, 14-19절)은 모두 그분을 찬양해야 할 근거가 된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한 사람을 돌보시는 일(3절)부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일(4, 8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1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13-14절). 그중에서 가장 큰 복은 “그분의 말씀”을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이다(15, 19절).

시편 148편: 창조의 성가대

높은 곳으로부터 찬양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2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3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4 하늘들의 하늘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5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참으로 그분께서 명령하시니 그들이 창조되었고

6 그들을 영원토록 서 있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어길 수 없는 규례를 주셨다

땅에서 찬양

7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룡들과 모든 깊은 바다들아

8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회오리바람 등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아

9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들아

10 짐승과 모든 가축아 기는 것과 날개 (있는) 새야

11 땅의 왕들과 모든 민족아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12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아이들아

13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참으로 그분의 이름만 홀로 높아지시니 그분의 존귀함이 땅과 하늘 위에 있으시다

14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분의 모든 경건한 자 곧 그분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셨다) 할렐루야

<해설>

본 시편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한다. 1절은 “하늘에서” 7절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친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체들은 그분을 찬양한다. 그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다.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박과 회오리바람, 산과 나무들, 짐승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 위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13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14절).

시편 149편: 승리 축하식

기뻐하는 교회

A 1 할렐루야

B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경건한 자들의 모임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C 2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 때문에 기뻐하며 시온의 자손이 그들의 왕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라

3 그들이 춤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작은북과 수금으로 그분을 찬송하게 하라

D 4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며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E 5 경건한 자들이 영광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침상 위에서 기뻐 노래하라

무장한 교회

6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라) 그들의 손에 (있는) 양날의 칼로

D 7 이방 나라들에게 복수를 행하고 민족들에게 징계를 행하여

C 8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존경받는 자들을 철 족쇄로 (묶어)

9 기록된 법규대로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라

B 그것이 그분의 모든 경건한 자들의 영예이다

A 할렐루야

<해설>

시인은 구원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춤과 악기”로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요청한다. 6-9절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거룩한 전쟁과 보복에 관해 노래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행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시는 “영예”[하다르]이다(9절, cf. 8:5). 이는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를 바라보게 한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찬양은 ‘어디서’

1 할렐루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은 ‘왜’

2 그분의 권능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지극히 크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은 ‘어떻게’

3 뿔나팔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4 작은북과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현악기와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5 심벌즈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심벌즈의 환호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은 ‘누가’

6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해설>

본 시편은 시편 5권 전체의 결론을 내린다. 시인은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한다(1절). 그분을 찬양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2절). 찬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분을 찬양하라고 한다. 이 마지막 시편은 모든 불안과 한탄을 잠재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격려한다.

“시편 1편이 문학적 성소의 입구였다면, 시편 150편은 마지막 송영을 결론 내린다. 시편들에 엄격한 구성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편 전체의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애가에서 찬양으로 옮겨 가는 것을 목격했다. 시편 150편은 찬양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데 완전히 맡기도록 권고한다.” (트렘퍼 롱맨 III)









잠언

성경 해설


잠언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잠언은 구약의 지혜문학을 대표하는 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언약 백성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친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세속적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를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대하는 경건한 삶의 능력이다. 잠언은 부모와 자녀, 말과 침묵, 노동과 재물, 성과 결혼, 우정과 갈등, 통치와 정의 등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며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는다.




2. 책명

히브리어 책명은 첫 구절의 ‘미슐레’에서 왔으며 ‘잠언들’ 또는 ‘격언들’을 뜻한다. ‘마샬’은 짧은 교훈문만 아니라 비유·비교·풍자처럼 삶의 이치를 압축하여 생각하게 하는 여러 형태의 지혜 발언을 포함한다. 헬라어와 라틴어 전통을 거쳐 한국어 성경의 ‘잠언’이라는 명칭이 자리 잡았다. 이 이름은 짧은 문장들의 모음이라는 형식뿐 아니라 독자가 분별하고 적용해야 할 지혜 교육의 성격을 나타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잠언 1장 1절은 책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으로 소개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많은 잠언을 말했으므로 책의 중심 전승과 가장 큰 두 모음은 그와 연결된다(왕상 4:29-34; 잠 10:1; 25:1). 그러나 책은 아굴과 르무엘의 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지혜자들의 말씀도 포함하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밝힌다(22:17; 24:23; 25:1; 30:1; 31:1). 따라서 솔로몬의 실제 저작과 지혜 전승을 중심으로 여러 시대의 자료가 영감 아래 수집·편집되어 현재의 정경적 형태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최종 편집 시기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솔로몬 전승이나 책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잠언은 왕실과 가정과 지혜자들의 교육 환경에서 형성되어,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와 이미 지혜로운 사람 모두를 가르친다(1:2-6). 고대 근동의 다른 지혜 전통과 표현상의 유사성이 있지만, 잠언은 모든 지식과 삶을 창조주이자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뿌리내린다. 기록 목적은 독자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한 말을 깨닫게 하며, 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분별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1:2-7). 이는 단지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을 세우려는 교육이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7은 책의 표제와 목적, ‘여호와 경외’라는 신학적 표어를 제시한다. 1:8–9:18은 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긴 교훈들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대조한다. 10:1–22:16은 첫 번째 큰 솔로몬 잠언 모음이며, 22:17–24:34은 지혜자들의 말씀과 추가 말씀을 담는다. 25–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은 아굴의 말, 31:1-9은 르무엘 왕에게 준 교훈이다. 31:10-31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부지런함·가정·경제·자비·말과 명예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책을 마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잠언의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선언이다(1:7; 9:10). 경외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언약의 주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적 태도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율적 이성이나 삶의 기술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사랑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잠언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도덕적 질서를 세우셨으며 인간의 선택에는 실제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친다. 의와 정직, 부지런함, 절제, 진실한 말,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은 생명으로 향하고, 교만과 게으름, 탐욕, 거짓말, 음행과 폭력은 파괴를 낳는다. 그러나 이 질서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동 법칙이 아니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참된 삶의 원리를 가르치며, 각 격언을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즉시 성취되는 개별 약속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트렘퍼 롱맨 3세, 『잠언』). 욥기와 전도서는 같은 지혜 정경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함께 보여 준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잠언은 시내산 언약의 법 조항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언약적 삶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어떤 모양을 갖는지 보여 준다. 왕과 지도자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변호하고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하며, 부와 권력도 여호와의 심판 아래 있다. 지혜는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한 질서로 시적으로 묘사되고, 왕과 가정과 공동체는 그 질서를 따라 생명의 길을 드러내도록 부름받는다(8:22-31). 따라서 잠언은 창조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일상의 성화와 연결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하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한다(고전 1:24, 30; 골 2:3). 그는 잠언의 모든 격언을 단순히 의인화한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고 말과 행동과 관계에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신 의로운 아들이시다. 인간은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택하여 미련의 열매를 맺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어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신다. 잠언 8장의 의인화된 지혜를 곧바로 성자의 존재 기원에 관한 진술로 읽어서는 안 되지만, 정경 전체 안에서는 창조와 구원의 지혜가 충만히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9. 읽는 방법

잠언은 한 절씩 떼어 확정적 약속이나 성공 공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문맥과 주제별 평행 구절, 다른 지혜서와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26장 4-5절은 상황에 따라 어느 말이 적절한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지혜임을 보여 준다. ‘대답하지 말라’와 ‘대답하라’ 가운데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상대와 목적과 결과를 살피는 성숙한 판단을 요구한다. 부지런함과 재물에 관한 말씀을 번영신학으로 바꾸거나 가난과 고난을 모두 개인의 게으름과 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또한 1–9장의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두 길과 두 초대를 뒤의 짧은 잠언들을 읽는 해석적 문으로 삼아야 한다. 개별 격언은 기억하기 쉽도록 압축되어 있으므로 모든 조건과 예외를 한 문장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묵상하고 실제 관계와 습관에 적용하면서, 단순한 자가 슬기를 얻고 지혜로운 자도 더 배우게 하려는 책의 교육 목적을 따라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잠언 서론 및 본문 해설; 트렘퍼 롱맨 3세, 『잠언』;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3권 잠언 부분;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잠언 서론을 참고하였다.






제1장 지혜에 대한 확장된 강화 (1-9장)

잠언의 첫 구획(1-9장)은 16개의 강화들을 포함하는데 강화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이며 일부(1:20-33, 8:1-9:6)는 여성 지혜(Woman Wisdom)의 말이다. 이 구획은 셋째 화자인 여성 어리석음(Woman Folly)으로 마무리된다. 이 첫 구획은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잠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석학적, 신학적 안내 역할을 한다.


책의 표제와 목적 (1:1-7)

“잠언서는 시간을 두고 지혜의 다른 모음집들을 함께 묶은 결과물이다. 특히 서론은 잠언서의 최종 형태에 가장 최근 추가된 것 가운데 하나이며, 최종 편찬에 유기적 전체라는 느낌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다”(롱맨).

1절의 표제는 장르(“잠언”)와 저자(“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를 소개한다(서론 참고 할 것).

2-6절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진술한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호크마]와 “훈계”[무사르]를 “알게 하는”[야다] 것이며 “통찰의 격언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2절). 잠언은 단지 지식을 전달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미덕을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절의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 미숙한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완고하거나 교만한 자가 아니며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들이다. 8장은 어리석은 자에게 교훈한다(8:5). 이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신중함”([오르마], 4절에서는 ‘슬기’로, 8:12에서는 ‘명철’로 번역됨)이다. “지식”[다아트]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며 “알다/관계하다”[야다]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잠언에서 지식은 결코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며 항상 관계를 암시한다. “근신함”[메짐마]은 ‘생각하다’는 동사에서 만들어졌으며 여기서는 ‘지략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5-6절은 “지혜”[하캄]와 “명철”[나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말한다. 잠언은 미숙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에게도 학식과 “지략/지침”[타흐불로트]을 더함으로 유익이 된다. 그는 네 유형의 지혜 격언을 깨닫게 될 것이다. ➀ 잠언[마샬] ➁ “어려운 격언”(비유) ➂ 지혜 있는 자의 말 ➃ “수수께끼”(오묘한 말).

7절은 잠언서의 신학적 모토를 진술한다. 이 절은 잠언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며 잠언의 많은 곳에서 약간 변형된 채 반복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토대/시작/근원”이다(9:10, cf. 시 111:10, 욥 28:28) . 여호와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관계 없이 지식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지식/지혜는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식의 맥락에서 이는 여호와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참된 지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2절)를 멸시한다.




악한 교제를 피하라(1:8-19)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첫 강화/교훈이다. “들으라”[샤마이]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듣는 행위 이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표현이다. “어머니의 법”(8절)이 언급된 것은 고대 지혜 문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의 가르침은 아름다운 관과 목걸이가 될 것이다.

악한 자가 무고한 사람을 함께 해치고 이득을 보자고 꾈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들과 함께 “길”[데레크]에 다니지도 말고 그들의 “길”[나팁]을 밟지도 말아야 한다(15절). 여기에 “길”[데레크]에 대한 은유가 나온다. 1-9장에 따르면,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즉 지혜롭고 선한 길과 어리석고 악한 길이다. 부모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한 길을 멀리하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길”[오라흐]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길(18-19절)이기 때문이다. 19절의 “이익을 탐하는”은 “폭력으로 이득을 취하는”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잠언은 불의로 재물을 얻는 것을 정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10:2)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들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16:8).




여성 지혜를 거부하지 말라(1:20-33)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후에 지혜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미성숙한 남자들에게 말한다. 이 지혜는 앞으로 8장과 9장에서 다시 말할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성 안의 각 처에서 소리를 높여 부른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을 책망하며 돌이키라고 강권한다. 지혜는 자신의 “영”[루아흐]을 부어주겠다고 한다(23절, cf. 출 31:3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 사 11:2-3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했다). 지혜는 여호와의 지혜의 의인화이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의 권면과 제안을 거부했다. 도리어 지혜의 교훈을 멸시했다(25절). 그러므로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지혜가 비웃을 것이다.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압제”(슬픔)가 광풍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에 그들이 지혜를 찾으며 부를 지라도 대답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27-28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22, 29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선택하지 않고 지혜의 교훈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먹는 것이다. 마지막 32-33절은 불순종한 자들과 순종한 자들 모두의 운명을 다루는 일반화로 강화를 마무리한다.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는 죽음이며 순종한 자의 결과는 안전한 생명이다.




지혜의 길의 이득(2:1-22)

이 장은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지만 명령형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각 절은 두 콜론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콜론은 첫 번째 콜론에서 말하는 것에 평행하되 더 깊이 나아간다. 1장 후반부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을 불렀다면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찾고 부르라고 명령한다.

1-8절: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지키고 지혜와 명철[테부나]에 기울이며 지식과 명철[테부나]을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5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호크마]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내시기 때문이다(6절). 지혜는 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자”와 “온전한 자”에게 “지략”([투쉬야]=3:21)을 주시며 방패가 되어 주신다(7절).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지키시며 “경건한 자들”([하씨드] ‘언약적 사랑에 충실한 자들’)의 길을 보호하신다(8절).

9-15절:

“그러면” 아들은 지혜를 통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근신”([메짐마]=3:21)과 명철이 “악한 자의 길”에서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cf. 7절). 악한 자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행과 패역을 즐긴다. 그 길은 구부러져 있다.

16-19절:

지혜는 악한 자들의 길에서 건져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낯선”(한글개역개정은 음녀로 번역함) 이방 여자에게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막아 줄 것이다. 이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결혼 언약)을 잊어버린 자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사망으로 가며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20-22절:

그러나 “선한 길”을 걷게 하는(9절) 지혜는 아들을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20절). 궁극적인 결과로서, “정직한 자/완전한 자”(7절)는 땅에 머물고 악한 자는 제거될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3:1-12)

이 지혜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명령들로서, 각 명령마다 그에 따르는 보상들을 언급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잠언에서 언급되는 보상들은 “약속”이 아니며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➀ 아들은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장수와 함께 “평강”[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➁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인(출 34:7) “인애”[헤세드]와 “진실”[에메트]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➂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cf. 2:20). ➃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기지 말고(cf. 26:12)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면 건강하고 윤택하게 될 것이다. ➄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재물의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➅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함을 입는 자라는 증거이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cf. 히 12:5-6).




지혜 찬양(3:13-20)

이 시는 지혜를 찾는 사람이 왜 복을 받는 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아직 지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지혜는 정금이나 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며 그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다(15절). 이 지혜는 사람이 연구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19-20절, 8:22-31),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다(2:6, 약 1:5). 그러므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다(18절).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16-17절, 10:22)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다. 18절의 “얻고... 가진”이란 동사는 성적인 용어로 여성으로 은유된 지혜를 깊이 알아 가는 것을 내포한다.




지혜의 고결함(3:21-35)

아들은 “지략”([투쉬야]=2:7)과 “근신”([메짐마]=2:11)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다(21절). 폭스(Fox)는 지략을 ‘곤경에서 피하도록 돕는 내적인 힘’으로 정의하며, 근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방침을 지키는 능력으로서, 이것은 유혹을 견디는 데 특히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22-25절은 21절의 명령을 지킬 때에 얻게 되는 보상을 이야기 하며 순종에 동기를 부여한다. 먼저 지략과 근신은 아들의 영혼에 풍요로운 “생명”을 줄 것이고, 아들은 평안히 행하며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신뢰할 자”가 되시며 그의 발을 지키시기때문이다(26절, cf. 2:11-12).

27-31절은 “지략과 근심”을 지키는 삶의 사례로서 다섯 가지 금지 사항을 말해 준다. ➀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➁ 도울 수 있거든 거절하지 말라. ➂ 이웃을 해하기를 꾀하지 말라. ➃ 이유없이 다투지 말라. ➄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5가지 교훈의 핵심은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바르게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다. 32-35절은 어리석은 자(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의 부정적인 결과와 지혜로운 자(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의 긍정적인 보상을 대조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된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모임/회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




지혜를 깨달아라(4:1-9)

이 단락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한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열거한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현재 아들에게도 그대로 교훈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도 현재의 아버지와같이 “아버지의 말/명령을 생명으로 여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다. 할아버지의 교훈은 “지혜”[호크마]와 “명철”[비나]의 가치를 알고 그것(그녀)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것을 얻으라는 것이다(5-7절).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를 보호하며 영화롭게 할 것이다(6, 8-9절). 이러한 할아버지의 교훈은 이미 아버지의 입을 통해 아들에게 전해진 바다(2:3, 11, 3:4, 22, 35).




옳은 길을 지키라(4:10-19)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부르며 동기를 부여하여 교훈을 듣게 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가르쳐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길로 걸어야 한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다(10, 13절). “악인의 길”은 들어서지도 말고 피하고 떠나야 한다. 악인들은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하며 불의와 강포를 즐긴다(16-17절). 의인의 길은 빛으로 인도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 길에 대한 비유는 지혜가 한 번의 결정으로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평생의 훈련과 결단을 통해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어떤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네 마음을 지키라(4:20-27)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굳게 걸으라고 강조한다. 아들의 온몸과 힘은 이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 귀는 아버지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눈은 아버지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게 바로 봐야 하며 마음은 그것을 간직하며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지켜야 한다. 입은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하며 발은 악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은 길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23절).




문란한 여자를 피하라: 1부 네 아내를 사랑하라(5:1-23)

이 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며 근신과 지식을 지키는 일로써(1-2절) “낯선 여자”(3절, 2:16)와의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라(8절)는 교훈을 준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여자와의 육체적 관계는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리는 이런 관계가 엄청난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이다(3-6절). 아버지는 모든 수사적 설득을 사용하여 아들을 경계시킨다. 그녀를 가까이하는 일은 존영(체력)과 재물(힘)을 빼앗기는 일이 될 것이며(9-10절),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큰 악에 빠진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11-14절).

이러한 잘못된 길의 유혹을 벗어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합당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성적 관계를 즐기고 만족하라고 충고한다. “네 우물, 네 샘(구덩이)”(15절)과 “네 샘물”(16절) “네 샘(원천)”(18절)은 각각 다른 단어로 성관계 상대로서의 “아내”에 대한 이미지이다(cf. “샘물/원천”은 여성의 성기를 가리킬 수 있다. 아 4:10-15, 레 20:18). 샘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자신에게만 있게 해야 한다. 아들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를 항상 연모하며 “낯선 여자”가 아닌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한다(cf. 19절은 성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녀의 유방은 항상 너를 흡족하게 하니 그녀의 사랑에 항상 취해있어라”).

무엇보다 아들이 다른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며(22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죽이시는(23절) 일이기 때문이다. 그 일을 심히 “미련한/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21절). “아들과 그의 아내와 ‘이방’ 여자와의 관계는 전체 잠언서의 맥락에서 읽을 때, 아들과 여성 지혜와 여성 어리석음의 관계를 반영한다... 성경 전반에서 결혼 은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용된다”(롱맨).




지혜 권고: 보증, 게으름, 기타 주제(6:1-19)

1-5절은 빚진 자를 위한 보증을 경고한다. “이웃/친구”든 “타인”이든 그들을 위한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증을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얽매고 잡히게 하는 일이니, 무슨 일을 해서든 쉬지 말고 노력하여 그 덫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6-11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이다. 게으른 자를 부르며 “개미의 길[데레크]”을 관찰하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한다. 개미는 감독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부지런히 예비한다. 게으른 자는 더 쉬고 싶고 편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세를 버리고 근면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2-15절은 악한 자들의 구부러진 말과 악을 꾀하는 몸짓과 마음,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과 멸망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이러한 경고는 ‘보응의 교리’를 강조하며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 것을 암시적으로 명한다.

16-19절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나열한다. “여섯, 일곱 가지”라는 표현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려하기 보다 그 항목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① 교만한 눈 ② 거짓된 혀 ③ 무죄한 자를 죽이는 손 ④ 악한 계략을 내는 마음 ⑤ 악으로 달려가는 발 ⑥ 거짓 증인 ⑦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간음의 위험(6:20-35)

5장에 이어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낯선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충고를 전한다. 먼저 아버지는 자신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1:8)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말하며, 그것이 주는 유익(인도와 보호)과 그 가치(등불, 빛, 생명의 길)를 상기시키며 경고를 시작한다. 부모의 “명령과 법”(여성형)은 아들과 “더불어 말할 것인데”(22절) 이는 “악한 여인”의 “호리는 혀”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24절, 7:21).

그 여자의 정체는 26절에서 밝혀진다. 그 여자는 생명을 사냥하는 “창녀”이다. 아들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도록 마음과 눈을 지켜야 한다(25절). 그녀는 불과 같아서 품으면 옷이 타고 밟아도 발이 데인다(27-28절). 29절 이하는 유부녀와 간통에 대해서 경고한다. “간음하는 일”(신 5:18)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며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32-33절). 남편이 분노로 “원수 갚는 날”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34-35절). 문맥 나오는 “토라”의 용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남긴다(신 22:22).




문란한 여자를 피하라: 2부(7:1-27)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을 향해 자신의 말과 계명을 지키며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함으로써 “이방 여자”에 대한 경계 교훈을 시작한다. 아들은 지혜를 “누이”(‘애인’-아 4:9)처럼, 친족처럼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지혜)가 아들을 창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지켜 줄 것이다(5절, 6:24). 이 호리는 말은 14-20절에 예시된다.

아버지는 한 이야기를 통해 아들을 교훈한다(6-23절).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단순한/미숙한 한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한 밤 중에 거리를 지나, 남자들을 기다리고/매복하고 있는 한 “창녀의 옷을 입은” 유부녀의 집쪽을 지나고 있었다(cf. 11절의 “발”은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때에 그 여자는 갑자기 그 젊은이를 붙들고 입맞추며 호리는 말(14-20절)로 그를 집에 끌어들여 성관계를 맺도록 유인한다. 결국, 그 젊은이는 여자의 “여러 가지 고운 말”과 “호리는 입술”에 꾀임을 받아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걸음은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같으며 새가 무지한 채 덫으로 날아드는 것과 같다(22-23절).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반복하여 교훈한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25절). 그렇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그녀가 이끄는 길은 “스올의 길”이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이다(26-27절). “확실히 아들에게 이 행동을 피하라고 제시한 근거는 실제적이며, 그 자신의 유익(self-interest)에 호소한다... 지혜는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살피면서 삶의 리듬을 보는 것과 관련된다”(롱맨).




지혜의 자서전(8:1-36)

8장은 여성 지혜를 소개하는 3인칭(아마도 아버지)의 목소리로 시작하지만(1-3절) 나머지 대부분은 여성 지혜의 발언이 차지한다. 4-11절은 남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라고 권하며 12절부터는 공식적인 자서전적 소개가 이어진다. 그녀는 자신과 관련된 자질들을 말하고 그 후 자신이 거리를 두는 자질들을 말한다. 22-31절에서는 특히 창조 행위와 관련하여 여호와와의 관계를 묘사한다. 32-36절은 다시 청중(“아들들”)에게 자신(여성 지혜)의 말에 주목하라고 권한다.

1절은 명철이라고도 불리는 “지혜”[호크마]가 부르지 않느냐고 물으면서(1:20-23) 청중의 흥미를 자아낸다. 그녀는 숨어서 혹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치지 않는다.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 “길 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성문 곁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모든 “남자들과 아들들”(4절)을 향해 소리를 높인다.

5절에서 그녀는 그 젊은 남자들을 향하여 “단순한/미숙한 자” “미련한 자”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신중함”[오르마]을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다(33절). 왜냐하면, 지혜는 가장 선한 것과 “올바름” 그리고 진리와 의로움만을 말하기 때문이다(6-8절). 지혜(훈계와 지식)는 정금이나 어떤 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다(9-10절, 19절).

12절부터 21절에서 지혜는 자신을 소개한다. 명철과 지식과 근신은 여성 지혜의 가장 친한 친구라 할 수 있다. 지혜를 발견하는 곳에서 이 세 친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지혜는 악을 미워한다고 하였는데(7절),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13a절). 지혜는 교만과 악행과 패역한 말을 미워한다(13b절). “계략”(2:7)과 “참 지식”(3:21)과 명철과 힘은 여성 지혜에 속해 있다(14절).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지혜에게 나아가야 한다. 왕들을 비롯한 세상의 지도자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15-16절).

이 여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여성의 사랑을 입는다(17절).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정금보다 나은) 부귀와 재물, 그리고 공의[체다카]를 상속할 것이다(18-21절).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체험했다.

22절부터 31절은 창조와 관련하여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22절의 “그 조화의 시작”(한글개역개정)은 “그의 길[데레크]의 시작”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천지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얻으시고/낳으시고”[카나], “임명하시며/형성하시며”[나삭], “낳으셨다”[하일](22-26절, cf. 골 1:15-18,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거기 있었고(27절), 하나님 앞에서 “장인”[아몬]이 되어 항상 즐거워 하였다(30절, cf. 계 3:14, 요 1:2-3).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혜”와 동일시하여 표현하셨다(마 11:19, cf. 고전 1:30, 골 2:3).

이처럼 지혜는 신적, 창조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창조될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던 자이다(31절). 그러니 이제 “아들들”은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녀의 도를 지켜며 그녀를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32, 34절, cf. 계 1:3). 지혜를 “발견한”(17절)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35절), 지혜를 미워하는 자(죄를 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며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36절). 중간 지대는 없다.




궁극적인 만남: 지혜 또는 어리석음 1(9:1-6, 13-18)

이전 장들에서 아버지와 지혜 여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아들은 이제 9장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다. 여성 지혜(Woman Wisdom)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 어리석음(Woman Folly)을 맞이할 것인가? 두 여자들은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동일한 초대로 부르고 있다.

먼저 “지혜”[호크못]는 그녀의 집을 웅장하고 완전하게 짓고, 크고 화려한 연회를 준비해 놓고, “미숙한 자”와 “지혜/마음[레브] 없는 자”를 부르며 그녀에게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초청한다. 고대 근동에서 한 여자가 남자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성 지혜가 원하는 것은 남자와의 친밀한 관계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에게 와야 하며 명철의 길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이다(6절). 듣는 남자의 반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7-12절의 다양한 격언들이 있고 나서 “여성 어리석음”(미려한 여인)의 경쟁적인 초대가 소개된다. 그 여자도 지혜처럼 “성의 높은 곳”(3, 14절, cf. 고대 근동에서 오직 신전이 이곳에 건설되었다)에서 “미숙한 자”와 “지혜/마음[레브] 없는 자”(4, 16절)를 부른다. 그러나 그 여자는 지혜처럼 건설적이지 않고 “시끄러우며”(13절, 7:11) 화려한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저 도둑질한 물과 떡이 있을 뿐이다(cf. 도둑질한 음식을 은밀히 맛보고 즐기는 것은 ‘매춘 행위’를 의미한다). 지혜는 “생명”을 보장했지만(6, 11절) 그 여자는 오직 “죽음”을 보장할 뿐이다(18절).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여자의 길을 알지 못한다.




다양한 지혜의 격언(9:7-12)

1-6절과 13-18절이 예증적인(illustrative) 대조라면 이 본문은 직설적인(indicative) 대조를 이룬다. 첫 세절(7-9절)은 미련한 자에게 가르치는 위험과 지혜로운 자에게 가르치는 영광을 대조한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극단적인 용어인 “거만한 자”로 불린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책망의 말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10절). 그는 “거룩한 자”(혹은 “거룩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만하지 말고 지혜를 택해야 한다.

9장의 마지막은 “미숙한 자”를 유혹하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로 끝난다. 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제2장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I (10-22장)


10장: 의인과 악인

1 솔로몬의 잠언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의 슬픔이다

•“솔로몬의 잠언들”은 1:1과 동일한 표제를 제시하며 장르가 다른(무작위로 배열된 잠언들의 모음집)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한다. 1-9장 이후에 지혜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며, 어리석음은 우상 신들과의 관계와 관련된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슬픔이 된다.

2 악인의 보물들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 의는 죽음에서 구한다

•악인이 재물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한편, 의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잠 11:4). 이는 단지 현실적인 유익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 내세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3 여호와께서 의인은 굶기지 않으시나 / 악인들의 탐욕은 밀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지만 악인의 필요는 돌보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잠언은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4 게으른 손은 빈곤을 만드나 /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한다

5 여름에 거두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아들이나 / 추수 때 깊이 잠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대조의(antithetical) 잠언이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는 메시지는 잠언서 전반에 나타나는 일관된 메시지다(잠 12:24). 그 예로 추수 때에 부지런하게 일하는 아들과 자고 있는 아들을 대조한다.

6 의인의 머리에는 복들이 있으나 / 악인들의 입은 폭력을 덮고 있다

7 의인의 기억은 복이나 / 악인들의 이름은 썩게 된다

•“복”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의 언약과 관련되며 복은 왕관과 같이 의인의 머리에 놓인다. 둘째 콜론에서는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 말할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악인의 입이 폭력을 숨기고 있다고 말함으로 악인의 속임수를 조심할 것을 은연 중에 경고한다(11절에서 반복됨). 이러한 악인의 특징은 그들이 복과 거리가 먼 이유를 설명해 준다. 7절도 같은 맥락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한다. “기억”은 “이름/명성”과 가까운 동의어로 균형을 이룬다.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취하고 / 입술이 우둔한 자는 망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를 대조한다.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지만(잠 2:1) 우둔한 자는 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다.

9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는 안전히 걸어 가지만 / 그의 길들이 굽은 자는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잠언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과 속이며 사는 자들에 대한 관찰이다. 속이는 자들의 속임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10 눈짓하는 자는 고통을 주고 / 입술이 우둔한 자는 망하게 된다

•칠십인역은 두 번째 콜론을 “담대하게 꾸짖는 자는 평화를 가져온다”고 번역함으로써 대조를 이룬다. “눈짓하는”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모호하지만 “담대하게”라는 표현의 대조를 생각할 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못하는 ‘은밀한 신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 악인들의 입은 폭력을 덮고 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한다. 의인은 생명을 끼치는 말을 하지만(잠 13:14), 악인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뜻을 숨기며 속이는 말을 한다(cf. 잠 10:6).

12 미움은 분쟁을 일으키나 /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잠언에서 “죄”[페샤으]는 미련한 자와 관련된 행동이다(잠 12:13).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사랑은 이러한 죄를 덮으므로 분쟁을 막고 연합하게 한다(잠 17:9, 벧전 4:8).

13 명철한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 막대기는 마음이 부족한 자의 등을 위하여 있다

•히브리어로 “마음”[레브]는 인격과 연결되며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격의 결여를 의미한다. “막대기”를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육체적 징계를 가리킨다.

14 지혜자들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 우둔한 자의 입은 임박한 파멸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말을 삼가며 그 안에 지식을 간직하지만 우둔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산함으로 파멸에 이른다(cf. 잠 10:19).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나 / 가난한 자들의 빈곤은 그들의 멸망이다

•재물과 부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잠 10:22, 3:15-16). 도리어 빈곤이 악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한편, 잠언은 악인도 부요하게 될 수 있음을 전제하지만 그들의 재물은 일시적이며 그들을 위한 강력한 방어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한다(잠 10:2, 11:18, 13:11, 21:6).

16 의인의 삯은 생명이고 / 악인의 소산은 죄다

•의인은 자신의 재물을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사용하지만 악인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 그 받을 결과는 생명이 아닌 사망이 될 것이다(롬 6:23).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고 / 책망을 버리는 자는 치우치게 된다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즉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러나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혹은 두 번째 콜론은 “책망을 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입술을 가진 자고 / 험담을 발설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70역은 첫째 콜론을 “미움을 숨기는 자는 의로운 입술을 가진다”라고 번역함으로써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둘째 콜론이 첫째 콜론에 이어 강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현재 번역).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은 그 상대에게 적절하게 표현되어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혹은 그것이 지혜로운 책망으로 표현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

19 많은 말에는 범죄가 그치지 않으나 / 그의 입술을 아끼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자다

•잠언들은 일관되게 적은 말이 많은 말보다 낫다고 가르친다(잠 17:28). 말은 강력한 것이며,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20 의인의 혀는 정제된 은이나 /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21 의인의 입술들은 많은 자들을 먹이나 / 우둔한 자들은 마음이 부족해서 죽는다

•두 잠언은 의인과 안인의 말/인격의 가치에 대해 논평한다.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을 돌보지만 악인은 말은 그의 인격성의 결여(잠 10:13)를 드러낼 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리지 못한다.

22 여호와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 어떤 근심도 그것에 더해지지 않는다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의 풍요로 인해 근심과 불안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함께 근심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cf. 잠 10:15). 그러나 잠언은 의인이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23 어리석은 자에게는 간계를 행하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 명철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기쁨이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는지를 대조한다. 첫째 콜론은 “간계”[짐마]는 악한 일을 고의로 저지르는 것을 내포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악행을 즐긴다.

24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오나 / 의인들은 바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25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지나 / 의인은 기초가 영원하다

•두 잠언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에 대해 논한다. 악인의 끝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아마도 ‘징벌’)을 만나게 되고 멸망에 이르지만 의인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며 폭풍(심판) 속에서도 그 기초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12:7, 마 7:24-27). 24절의 둘째 콜론을 통해 이러한 심판과 보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6 이에 식초처럼, 눈에 연기처럼 /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그와 같다

•“이에 식초”와 “눈에 연기”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뱉고 뿌리치고 싶은 것이다. 게으른 자는 그 주인에게 미움이 되며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27 여호와를 경외함이 날들을 더하게 하는 것이니 / 악인들의 연수는 짧을 것이다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독려하는 잠언이다. 판 레이우엔(Van Leeuwen)은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게 진술한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한 발전된 관점이 필요하다.”

28 의인들의 희망은 기쁨으로 끝나고 / 악인들의 기대는 사라진다

•이 잠언은 24절의 개념과 연결된다. 악인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닌 “두려워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잠언서의 목적은 의로운 행동을 지향하고 악한 행동을 지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29 여호와의 길이 완전한 자에게는 요새이나 /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다

•“여호와의 길[데레크]”을 걷는 자는 완전한(순결한) 자이며 그 길은 그를 보호하는 요새가 될 것이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길”은 그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30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나 / 악인들은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흔들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며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지만 의인은 안정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언급은 “약속의 땅”을 암시하며 영원의 차원까지 생각하게 한다.

31 의인의 입은 지혜가 번성하지만 / 패역한 자들의 혀는 베임을 당할 것이다

32 의인의 입술들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 악인들의 입은 패역한 것을 안다

•두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의인의 말은 지혜를 내지만 악인(패역한 자)의 말은 번성하지 못하고 “베임을 당할 것”(시 12:3)이다. 의인의 말은 상황에 적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지만 악인의 말은 패역한 것을 말할 뿐이다.




11장: 의인과 악인의 결말

1 속이는 저울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 완전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다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금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제의 또는 도덕적 질서를 어긴 것이다. 가증한 목록에는 “패역, 거짓 진술, 속임수, 위선, 악함, 교만”이 포함된다. “기뻐하시는 것”[라쫀]은 “은총”(favor)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잠언 10:32에서도 나타난다. 공평한 상거래와 관련된 잠언 16:11, 20:10, 23이 있다.

2 거만함이 들어올 때 수치가 들어오나 /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잠언의 많은 곳에서 미련한 자들은 교만과 관련되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과 관련된다. 이 잠언은 충고를 듣는 일과 관련이 있다. 교만한 자는 충고를 듣지 않아 결국,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수정함으로 지혜로 행한다.

3 바른 자들의 완전함은 자신들을 인도하지만 /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이중성은 자신들을 파괴시킨다

•“바른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의 대조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특히 이 잠언은 그들 각자 특성을 “완전함”([툼마] 욥 2:3)과 “이중성”([쎌레프] 잠 15:4)으로 대조한다. [쎌레프]는 “왜곡하다/굽게하다”는 동사에서 나왔으며 출 23:8, 신 16:9에서는 뇌물과 연관하여 나온다.

4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유익이 없지만 / 의는 죽음에서 구한다

•재물이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일지라도(잠 3:9-10, 15-16, 10:15, 22) 그 재물이 하나님의 진노(재앙)를 막아 주지는 못한다(겔 7:19).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의는 삶의 위기에서 의인을 구할 것이다. 첫째 콜론과 비슷한 표현이 “간통”의 배경에서 나왔었다(잠 6:34-35).

5 완전한 자들의 공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만드나 / 악인은 그의 악으로 쓰러진다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길을 지키시는 것을 전제로 하며(잠 2:20) 그들의 수고가 이에 협력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3절에서도 마찬가지다.

6 바른 자들의 공의는 자신들을 구하지만 / 속이는 자들은 탐욕에 의해 잡힌다

•3절에서와같이 ‘바른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대조한다. 그들의 결국은 같다. 바른 자들은 자신을 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자신을 파괴한다.

7 악한 사람은 죽을 때 기대가 사라지고 / 재물의 희망이 사라진다

•둘째 콜론은 첫째 콜론의 사상을 명시해 준다(specify). 교훈은 죽을 때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돈의 힘”에 대한 희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8 의인은 환난에서 구해지고 / 악인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바른 자의 구원과 악인/신실하지 못한 자의 멸망은 반복되는 주제이다. 이런 가르침은 의인이 자신의 싸움을 헤쳐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만약 이 잠언이 내세의 개념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성찰하는 자들은 내세가 있을 경우에만 이것이 실제 참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 경험적인 삶의 영역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을 겪다가 무덤으로 가는 반면, 어떤 악한 사람들은 결말까지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롱맨).

9 불경건한 자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멸하지만 / 의인들은 지식으로 구해진다

•“입”과 “지식”에 대한 대조에서 지식을 담지 못한 말과 지식을 말하는 것을 대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로 지식이 없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로 지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이다.

10 의인들의 선으로 성읍이 즐거워하고 / 악인들이 망할 때 기뻐 외칠 것이다

11 바른 자들의 복으로 성읍이 높아지고 / 악인들의 입으로 그것이 허물어진다

•9절과 이어지는 개념으로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도 영향을끼친다. 의인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지만 악인들은 불의와 압제를 실천한다. 의인의 번영은 공동체의 기쁨이 되지만 악인의 활동은 공동체에 고통을 안겨준다(잠 29:2). 특별히 악인들은 험담(13절)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로 성읍을 무너뜨린다. 악인의 말에 대한 주제는 12-13절에서도 이어서 나온다.

12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마음이 부족한 자나 / 명철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

13 험담하고 다니는 자는 비밀을 드러내나 / 영이 신실한 자는 일을 숨긴다

•명철한 사람은 (어쩌면) 멸시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 대해서도 멸시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주의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험담하고(잠 10:18)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허물까지도 덮어준다(잠 10:12).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를 꾸짖을 수 있지만, 누구를 비난할 의도로 험담하지 않는다.

14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니 / 승리는 많은 자문관으로 인해 생긴다

•“지략”과 “자문관”은 군사적 상황을 시사한다. 적과의 전쟁에서 지혜로운 조언은 반드시 필요하다(cf. 전 9:13-15).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성읍을 구한다.

15 이방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은 해가 되나 / 보증인이 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안전하다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경고는 잠언 6:1-5, 17:8, 20:16, 2:26, 27:13에서도 나온다.

16 은혜로운 여자는 존영을 붙잡으나 / 포학한 남자들은 부를 붙잡는다

•은혜로 특징지어지는 여자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이다. 이런 자에게 오는 보상은 존영이다. 반면, “포악한” 혹은 “명렬한” 남자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재물을 얻는다(cf. 한글개역개정의 “근면한 남자”는 오역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존영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자들에게 따라 오는 결과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17 인애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16절과 같이 인애[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포학하고 잔인한 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 잠언 역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다루며 개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과 개인의 이해득실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18 악인은 헛된 삯을 버나 / 공의를 뿌리는 자는 참 보상을 받는다

19 실제로, 공의는 생명에 이르지만 / 악을 추구하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악인의 악과 의인의 공의의 결과를 대조한다. 18절은 농사의 비유로 설명한다. 악인의 결국은 헛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의인의 공의는 헛되지 않으며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잠언은 의로운 행동을 격려한다.

20 마음이 굽어진 자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 길이 완전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굽은 사람(즉 악한 사람)을 지극히 싫어하시며 반면, “완전한”[타밈] 길(즉 곧은 길)을 걷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길”은 잠언에서 사람의 삶을 가리키는 주된 은유이다.

21 확실히, 악한 자는 (징벌을) 면하지 못하나 / 의인들의 자손은 피할 것이다

•악한 자는 벌을 받지만 의인(과 그 자손)은 벌을 피할 것이다.

22 판단력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는 / 돼지 코에 금 고리다

•신중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부정한 돼지 코에 장식된 금고리에 불과할 뿐이다. 현인은 한 여자의 외적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녀의 분별력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경계시킨다. 잠언 31:30은 아름다움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23 의인들의 바람은 정말로 선하나 / 악인들의 희망은 진노를 일으킨다

의인과 악인이 바라는 바(욕망과 소망)가 대조된다. 사람의 욕망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를 불러온다. 의인은 선한 것을 바라며 결국, 선한 결과를 보겠지만 악인이 바라는 것은 진노를 일으킬뿐이다. 잠언 10:24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말한다.

24 흩어 나누어도 계속 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 바른 일에 아끼는데도 정녕 부족한 사람이 있다

•나누면 가난해지고 아끼면 부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도전하며 자선과 관용을 격려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6)는 말로 구제를 격려한다.

25 복 있는 영혼은 풍족해지며 / 남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만족하게 된다

•한글개역개정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번역했으며 “복있는”(잠 10:22 “여호와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자에 대한 의역이다. 둘째 콜론이 그런 번역을 지지한다. 어쨌든, 요점은 남을 돕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26 곡식을 붙들고 내놓지 않는 자는 민족이 저주하나 / 그것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24절부터 구제에 관련된 잠언이 이어진다. 자신의 것을 움켜지고 나누지 않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고(여기서는 가뭄의 때에 곡식창고를 열어 굶주린 들에게 적당하게 파는 자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27 선을 애타게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찾게 되나 / 악을 구하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올 것이다

•잠언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선은 지혜를 포함하는 것이며 악은 어리석은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라쫀] 1절)을 입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의도가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다.

28 자신의 부를 신뢰하는 자는 쓰러질 것이나 / 의인들은 잎사귀처럼 싹이 틀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가 번영과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것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부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의는 더 가치있는 자산다. “잎사귀처럼 싹이 튼다”는 표현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시 1:3).

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을 소유하고 / 우둔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자기 가족이나 권속(종들)을 해롭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우둔한 자로 도리어 종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혹은 단순히 지혜로운 자보다 비굴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30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 지혜자는 영혼들을 얻는다

•의인은 생명을 얻는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영혼들까지 생명에 이르게 한다. 혹은 “영혼들”을 “사람들”로 이해하여 친구들을 얻는다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이 나아 보인다.

31 만일 의인이 이 땅에서 보응받으면 /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랴

•수사적 질문의 형식은 띠는 것은 의인도 이 땅에서 그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악인이 받을 형벌(보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벧전 4:18).




12장: 악행, 거짓말, 게으름에 대한 경계

1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나 / 징계를 미워하는 자는 멍청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와 징계를 사랑한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길 원하며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잠 12:15). 그러나 훈계와 징계를 거부하는 자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이성을 가지지 않은”(잠 30:2, 시 73:22) 자와 같다.

2 선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으나 / 악을 꾀하는 사람은 그가 악하다고 하다

•선한 자에 대조되는 사람은 “계략[메짐마]의 사람”(잠 14:17)이다. [메짐마]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긍정적인 의미(잠 2:11)로도 쓰인다. “은총”[라쫀]은 기쁨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3 사람이 악으로는 굳건하지 못하나 / 의인들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과 의인의 안정성을 대조한다. 악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건 그는 그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더욱 불안하게 될 것이다(cf. 잠 12:7).

4 유능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 부끄럽게 하는 여자는 뼈를 썩게 하는 자와 같다

•“유능한 아내”(한글개역개정, “어진 여인”)은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잠 31:10-31)과 동의어다. 현숙한 여인은 경건한 남자의 삶을 향상시키며, 그의 지혜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인 반면,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삶에 고통을 가져온다. 이 잠언은 청중에게 나쁜 결혼에 대한 선택을 피하도록 격려한다.

5 의인들의 생각들은 공의로우나 / 악인들의 조언들은 속임수다

6 악인들의 말들은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는 것이나 / 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구한다

•두 잠언은 어떤 사람의 충고를 들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악인은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배후에 악한 동기를 숨기고 있다. “조언”은 잠언 11:14에서 지략으로 번역됐다. 결국, 악인들의 말은 누군가를 죽이고, 의인의 말은 누군가를 살린다.

7 악인들은 뒤집혀 없어지나 / 의인들의 집은 설 것이다

•3절과 비슷하게 악인의 궁극적인 패망과 의인의 견고함을 대조한다. 이는 잠언 10:25과도 비슷한 생각을 전한다.

8 사람이 그의 분별력으로 칭찬받으나 /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받게 될 것이다

•칭찬과 멸시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는 매우 중대한 결과의 차이를 표현한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분별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며, 멸시를 받는 사람은 분별 없는(“굽은”의 히브리어 니팔niphal형태는 “번민하다”를 의미함) 행동으로 인해 멸시를 받게 된다.

9 업신여김을 받아도 그에게 종이 있는 것이 /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나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낫다

•형식은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비교(better-than) 잠언이다.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그 사람의 실제가 더 중요하다. 명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명성이 실제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0 의인은 그의 가축이 원하는 것을 알지만 / 악인들의 자비들은 잔인하다

•의인은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긍휼히 여기지만 악인은 항상 잔인함으로 사람을 대한다.

11 자기 땅을 일구는 자는 빵으로 배부르나 /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는 마음이 부족한 자다

•이 잠언은 게으름을 책망하고 근면을 장려한다(잠 10:4, 26). 여기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른 데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잠언 28:19은 같은 생각을 표현하는 잠언이다.

12 악인은 악한 올가미들을 탐하나 / 의인들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 절은 사본상의 어려움으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롱맨은 첫째 콜론을 “악을 열망하는 자들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로 번역하며 악인들이 불의와 분쟁을 찾아다닌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의인의 성향은 악인들의 반대이며 그 결과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13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악한 자는 올무에 걸리나 / 의인은 고통에서 빠져나온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악한 자는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면 의인(지혜로운 자)은 올무에서라도 말로 인해 빠져 나오게 될 것이다.

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선함에 만족하며 / 손의 보응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의 중요성을 이어간다.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마치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과 같다.

15 우둔한 자의 길은 그의 눈에 바르나 / 지혜자는 조언을 듣는다

•또 다시 충고를 듣는 자세에 대한 교훈이다(잠 12:1, 13:10).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책망과 지도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기 보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 우둔한 자는 그날에 자신의 화를 나타내지만 / 신중한 자는 수치를 감춘다

•자신의 격한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화(수치 당할 때의 감정)를 드러내지 않고 참는다. 이는 침묵에 가치를 두는 잠언들과 비슷하다.

17 신실하게 증언하는 자는 의를 전하나 /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쓴다

•배경은 법정이다. “거짓 증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금하신 것으로 잠언에서도 반복되어 강조된다(잠 12:22, 6:19, 14:5, 25, 19:5, 9, 21:28).

18 칼로 찌름같이 험담하는 자가 있고 / 치료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혀가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을 대조한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 잠언에서 나오는 많은 잠언들이 침묵이나 최소한의 말을 장려하므로(잠 10:14, 13:3, 16, 17:27, 28), 이것이 지혜로운 말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굳건하나 / 거짓 혀는 잠시뿐이다

•17절에서와같이 어리석은 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그가 악한 자임을 드러내며 그의 생명을 짧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자는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혹은 진실(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20 속임수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 있고 / 평화를 조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악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속임이 있다(잠 12:5, 17, 11:1). 그들은 사회에 불화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평화를 위해 말하는 자들은 사회에 기쁨을 가져온다.

21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으나 / 악인들은 악으로 가득차게 된다

•이 잠언 형식은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진술은 다른 모든 것들이 동등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인은 삶의 어려움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강조한 표현이다. 반대로 악인은 선해보이는 일조차도 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원리를 매우 대담하게 진술하는 의도는 악한 행동보다는 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쁨이다

•거짓 증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심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진실하게 말할지라도 그 진실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일뿐이다.

23 신중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나 /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우둔함을 외친다

•“신중한”[아룸] 자는 잠언 12:16에도 나왔다. 그는 자신의 감정(화)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서 신중한 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 가볍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신중하게” 지혜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많은 말을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우둔함을 드러낸다. 이 개념은 잠언서에 나오는 ‘겸손과 교만’ 또 ‘침묵과 수다스러움’의 주제와 일치한다.

24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리나 / 게으른 자는 강제노역자가 된다

•잠언 10:4와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결과를 대조한다.

25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걱정이 그를 억누르지만 / 선한 말은 그를 기쁘게 한다

•“걱정”[데아가]은 자신의 복이 위협당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가리킨다. 이는 불안한 마음과도 통한다. 그러나 선한 말은 그를 기쁘게 한다. 여기서 선한 말은 그를 격려하는 말이나 단순히 긍정적인 소식을 가리킬 것이다. 이 잠언은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묘사한다.

26 의인은 그의 이웃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지만 / 악인들의 길은 그들을 치우치게 한다

•의인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나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조차도 바른길로 이끌지 못한다(cf. 이 절은 여러 가지로 번역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7 게으른 자는 그의 사냥물도 굽지 않으니 / 사람의 귀한 재물은 부지런함이다

•이 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의 하나이다. 어쨌든, 이 잠언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한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쥐어진 고기도 요리하지 않아 버리게 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그 부지런함으로 부를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8 공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 / 그것이 가는 길에 죽음이란 없다

•이 절도 많은 본문상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롱맨은 NIV, NRSV, ESV와는 다르게 둘째 콜론을 “가증한 길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번역함으로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한다고 이해한다.




13장: 훈계를 받아들이라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 오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겸손한 자와 어리석은 자/오만한 자를 대조한다. 그들의 차이는 훈계와 꾸지람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이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주의하여 듣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는다.

2 사람은 입의 열매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나 / 속이는 자들의 목구멍은 강포를 (먹는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선한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부어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속이는 자는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강포를 선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다른 이들을 해하는 것을 선호한다.

3 그의 입을 지키는 자는 그의 목숨을 지키고 / 그의 입술을 벌리는 자는 그의 파멸이 있다

•이 잠언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의 유익을 전한다. 말을 많이 하면 온갖 문제에 봉착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우 신중하게 한다.

4 게으른 자는 아무리 탐내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 부지런한 자들은 원하는 것이 풍족해질 것이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대조다. 한 사람은 원하는 바를 얻지만 다른 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어 풍족해진다. 잠언서에서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적절하고 경건한 갈망을 품는 자들이다.

5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 악인은 미움받고 수치스러워진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잠언이다. 의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악인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함으로 결국, 미움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6 공의는 완전한 사람의 길을 지키나 / 악은 죄인을 파멸시킨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파멸에 이른다. 여기서는 공의와 악이 의인화 되어 표현된다.

7 부유한 체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 빈곤한 체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있다

•이 잠언은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한다. 스스로 어떤 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제이다(잠 12:9).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서도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8 사람 목숨의 속전은 그의 부이지만 / 빈곤한 자는 협박 받을 일이 없다

•배경은 유괴와 납치의 상황이다. 재물이 많은 자는 유괴 상황에서 몸값을 줄 수 있으니 좋겠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재물이 없는 자는 애초에 몸값을 요구 받을 일이 없으니 그것이 더 좋다. 결국, 재물은 보호하기 위해 의도되었으나 실제로 보호하지 못한다.

9 의인들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 악인들의 등불은 꺼진다

•“빛나다”는 동사는 “기뻐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빛은 삶의 활력을 가리키는 은유로 보인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암시한다(잠 20:20, 24:20). 매우 일반적인 진술이지만 의를 행할 것을 격려한다.

10 거만은 싸움만 일으키나 / 조언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거만함은 조언 듣기를 뿌리치고 문제만 일으킨다. 그러나 지혜는 겸손히 조언을 듣고 문제를 해쳐나가게 도와준다(잠 12:15).

11 헛되이 얻은 재물을 줄어가나 /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많아진다

• 재물을 축적하는 옳은 방법과 잘못된 방법 사이의 대조가 있다. “헛되이 얻는다”는 표현이 의미가 통하지 않는데 다른 번역본은 “급하게 얻는다”로 읽는다. 즉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정직하게 일함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

12 희망이 지연되면 마음을 병들게 하나 / 바라는 것이 오는 것은 생명나무다

•이 잠언은 명백한 충고나 금지가 없는 관찰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잠 10:28, 15:13).

13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지만 /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받는다

•이 잠언은 가르침을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과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한다. 받아들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멸시하는 자”라고 함으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한다.

14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라 / 죽음의 올무들로부터 발길을 돌리게 한다

•대조가 아니라 둘째 콜론이 첫째 콜론의 개념을 지지하는 형태이다.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보장하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 준다. 13절과 함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격려한다. 잠언 14:27에서는 같은 표현들(생명의 샘, 죽음의 올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응시킨다.

15 선한 분별력은 은혜를 주나 / 속이는 자들의 길은 파멸이다

•선한 분별력이 있는 자와 속이는 자를 대조한다. 그들의 길은 은혜를 얻는냐 파멸에 이르느냐로 갈라진다.

16 모든 신중한 자는 지식으로 행하나 / 어리석은 자는 우둔함을 드러낸다

•‘신중한 자’는 말을 조심하듯,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하며 지식을 따라 행한다. 그러나 지식을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자는 자신의 우둔함을 드러낸다.

17 악한 사자는 재앙에 떨어지나 / 신실한 사신은 병자를 치료한다

•신실한 사신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이며, 악한 사자(메시저)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왜곡시키는 사람일 것이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맡은 바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된다.

18 빈곤과 수치는 훈계를 무시하는 자에게 있으나 / 책망을 지키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잠 13:1, 12:1).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빈곤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책망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

19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혼에 달지만 / 어리석은 자들의 가증함은 악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잠언 13:12에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다. 여기서는 달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둘째 콜론은 지혜로운 자의 선(공의)을 행함으로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며,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지 않는 악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20 지혜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롭게 되고 /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는 자는 해롭게 된다

•이 잠언은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를 분별하도록 격려한다. 결국,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들과 어울리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게 된다. 여성 지혜는 근신, 지식, 신중함과 같은 미덕과 함께하며 교만, 거만, 악한 행동, 패역한 발언을 피한다(잠 8:12-13).

21 죄인들은 재앙이 좇으나 / 의인들은 선이 보상한다

•죄인과 의인의 운명에 대한 대조이다. 죄인은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그들이 행한 공의를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22 선한 자는 손자들에게 유업을 주나 /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선한 자와 죄인을 대조한다. 선한 자의 재물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지나, 죄인의 재물(그들도 재물을 갖는다)은 일시적이며 결국, “의인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cf. 전 6:2).

23 많은 식량이 빈곤한 자들의 갈지 않은 땅에서 나오지만 / 공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쓸려가는 것이 있다

•이 잠언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게으름이 아니라 불의에 의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관찰한 것이다. “여기서 가정(assumption)은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얻고자 자신들의 힘 내에서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힘이 그들에게서 번영을 앗아갔다는 것이다”(롱맨).

24 그의 막대기를 아끼는 자는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자니 /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훈계한다

•훈계(discipline)에 대한 중요한 잠언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훈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훈계를 받는 자식은 훈계를 싫어하지 말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훈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반응에 적용할 수 있다(잠 3:11-12, 히 12:6-13).

25 의인은 그의 목이 차도록 먹으나 / 악인들의 배는 부족하다

•잠언 10:3의 “여호와께서 의인은 굶기지 않으시나 악인들의 탐욕은 밀어내신다”와 개념을 같이한다. ‘목이 차도록 먹는다’는 표현은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공급됨을 표현하는 것이지 “포식”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14장: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1 지혜로운 여자들은 그녀의 집을 짓지만 / 우둔한 여자는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이 잠언은 젊은 남자들에게 미련한 여자들과 관계를 맺거나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를 담고 있다. 그때에 “집”은 가정을 의미한다. 다른 주석가는 지혜(직역하면 “여자들의 지혜”이다)와 의인화된 어리석음을 대조한다고 생각한다.

2 곧게 걸어가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 그의 길을 그릇되게 가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며(잠 8:13) 곧은/바른길을 걸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굽은 길로 걸어가는 자, 바른길에서 떠난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3 우둔한 자의 입에는 오만의 싹이 있으나 / 지혜자들의 입술들은 자신들을 지킨다

•한글개역개정의 “매를 자청하고”는 수정된 번역이다. “싹”[호테르]은 이사야 11:1의 “이새의 줄에서 나오는 한 싹”과 같은 단어이다. 그러므로 의미는 어리석은 자의 말은 교만을 드러내지만 지혜자의 말은 곤경에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4 소들이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 많은 소산은 소의 힘 안에 있다

•의미는 명확하다. 쉽고 편한 것을 택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나 /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잠언 12:17에서처럼 배경은 법정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의 성품(진실한 사람)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이 잠언은 어떤 충고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관찰만 표현한다. 증인에 관련된 많은 잠언들과 함께 봐야 한다(잠 19:28, 21:28, 24:28-29, 25:7-8, 18, 29:24). 25절은 진실한 증인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말한다.

6 오만한 자는 지혜를 찾으나 없고 /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교만한 자는 사실 참된 지혜(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 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찾음은 헛될 뿐이다. 지혜(지식)은 지혜자(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열려있다. 그는 훈계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7 너는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떠나라 / 네가 지식의 입술들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잠언 13:20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는 자는 해롭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명령이 주어진다. 그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하라.

8 신중한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달으나 / 어리석은 자들의 우둔함은 속이는 것이다

•신중한 자, 지혜자는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살피고 안다(잠 14:15절).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길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이다.

9 우둔한 자들은 속죄제를 비웃지만 / 바른 자들 사이에서는 기쁨이다

•“속죄제”[아샴]를 비웃는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속죄의 필요성을 무시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른 사람은 속죄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혜”[라쫀]를 안다. 한글개역개정의 번역은 이러한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10 마음이 자신의 고통을 아니 / 그의 즐거움에 타인은 동참하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잠언이다. 한 사람의 고통과 기쁨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다른 사람이 이를 다 알아 줄 수 없음을 말한다. 잠언 15:11과 연관하여 본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결론에 이른다.

11 악인들의 집은 몰살하나 / 바른 자들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결과를 언급한다. 특별히 집/장막이 언급된 것은 그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주변사람들과 공동체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잠 14:1).

12 어떤 길은 사람 앞에 바른 듯하나 / 그 마지막은 죽음의 길들이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혜는 죽음의 길에서 지켜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한다. 잠언 16:26과 아주 비슷하다.

13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 기쁨도 그 마지막은 슬픔일 때가 있다

•또 다른 심리적 관찰이다(잠 12:25, 13:12, 15:4). 이 잠언은 명백히 경험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표면적인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더 깊은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 전도자에 따르면 슬픔이 기쁨보다 현실을 더 잘 나타낸다(전 7:2, 3, 4, 6).

14 마음이 치우친 자는 그의 길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 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게 만족한다

•악한 자는 자신의 악한 행위들에 “만족하며”, 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처신)들에 만족한다. 이 말은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며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1-12).

15 단순한 자는 무슨 말이든지 믿으나 / 신중한 자는 그의 발걸음을 깨닫는다

•“단순한 자”는 “미숙한 자”를 의미한다(잠 14:18). 그는 생각이 짧으며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단순한 자’의 대조어)은 자신의 길을 살핀다(잠 14:8).

16 지혜자는 두려워하여 악으로부터 떠나나 / 어리석은 자는 오만하게 행동하면서도 안심한다

•15절과 같이 분별에 대한 잠언이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지만(잠 8:13, 16:6)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까이하면서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오만하게 행동하다”는 동사는 “화를 내다/흥분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성미가 급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17절 참고).

17 화를 급히 내는 자는 우둔하게 행하며 / 악을 꾀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16절의 둘째 콜론과 유사한 개념을 전달하며, 화를 급하게 내는 것(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임을 지적한다. 둘째 콜론은 첫째 콜론의 생각을 강화하는데, “계략[메짐마]의 사람”(잠 12:2)은 충동적이기보다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악을 행하는 자이다.

18 단순한 자들은 우둔함을 기업으로 삼으나 / 신중한 자들은 지식으로 관을 쓸 것이다

•“단순한 자”(15절)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고 더욱 어리석게 된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지식을 더하며 존영을 입게 될 것이다.

19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 엎드리고 / 악인들은 의인의 성문들 옆에서 (엎드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항상,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지라도 요셉과 형제들, 모르드개와 하만의 이야기 등은 이러한 가르침을 증거한다. “이 잠언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자신들의 현실의 삶에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마지막)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롱맨).

20 가난한 자는 그의 친구에게 미움을 받으나 / 부자를 사랑하는 자들은 많다

21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인이나 / 빈곤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복있는 자다

•20절은 도덕적 교훈(‘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교훈으로도 반면교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잠언은 20절의 관찰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이웃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해야 한다.

22 악을 꾀하는 자들은 치우치지 않느냐 / 인애와 신실은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 있다)

•악을 계획하는 자들과 선을 계획하는 자들의 결과를 대조한다. 전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인애[헤세드]와 신실[에메트]”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애와 신실”은 자주 나오는 단어 쌍으로(출 34:6-“인자와 진실”로 번역됨)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맺는 관계의 특성을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하하고 사랑하는 데에 신실하시다.

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으나 / 입술의 말은 궁핍할 뿐이다

•‘입술의 말’은 공허한 말, 수다스러움을 전제하며 근면함과 대조된다.

24 지혜자들의 면류관은 그들의 부이지만 / 미련한 자들의 우둔함은 미련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부를 얻지만 미련한 자는 얻을 것이 없다. 미련한 행동만 낳을 뿐이다.

25 진실한 증인은 목숨들을 구하지만 / 거짓을 내뱉는 사람은 속인다

•‘진실한’[에멧]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잠 14:5)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친다.

2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며 그의 자녀들까지 돌보실 것이다.

27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라 / 죽음의 올무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잠 9:10)이라고 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근원)인 이유는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죽음의 길에서부터 지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잠 13:14).

28 백성이 많으면 왕이 존귀함이고 / 민족이 없으면 통치자의 파멸이다

•이 잠언은 일차적으로 왕에게 백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하는 제왕 잠언(royal proverb)이다.

29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 마음이 조급한 자는 우둔함을 드러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출 34:6).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의 중요한 측면이다(잠 15:18). 잠언 14:17은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관해 말한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직역하면 “영/숨[루아흐]이 부족한/짧은 자”이다.

30 육신의 생명은 평온한 마음이나 / 뼈를 썩게 하는 것은 질투다

•“평온한”은 잠언 15:4에서는 “온순한”으로 번역된 단어이다. 질투가 마음의 동요를 가져온다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일은 생명에 힘을 더한다. 마음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31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분을 조롱하는 것이나 / 그를 공경하는 자는 궁핍한 자에게 자선을 베푼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다고 말하는 이 표현은 괭장히 강력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압제하거나 멸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마 25:42-45).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궁핍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 것이다. 이 잠언은 가난이 게으름 때문에 온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한다(13:23, 17:5).

32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엎드러지나 /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피난처가 있다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인 결과를 대조한다.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 엎드러지나(문자적으로는 “아래로 떠밀리다”) 의인은 죽음에서조차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암시한다.

33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편히 쉬나 / 어리석은 자들의 속은 알려진다

•지혜는 내적인 자질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 지혜를 담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속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것은 금방 드러날 것이다.

34 공의는 나라를 높이나 / 죄는 민족의 수치다

•잠언서에서 공의는 사회의 약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되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명예에도 영향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죄’는 다른 사람들을 그릇되게 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35 왕의 은총은 현명하게 행하는 신하에게 있고 / 그의 진노는 부끄럽게 행하는 (신하)에게 있다

•‘은총’[라쫀]은 기쁨을 의미한다. 현명하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미련하여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신하에게는 왕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잠언은 지혜로운 왕을 전제하는데 성경 역사에서 어리석은 왕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수치스러운 조언들을 받아들인다.




15장: 지혜의 말, 더 가치있는 것

1 부드러운 대답은 노를 돌이키나 / 거친 말은 화를 일으킨다

•이 잠언은 논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의 태도에 대해 논한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분노도 가라앉힐 것이지만 거친 말은 다툼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이 잠언은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는 가르침과도 통할 것이다.

2 지혜자들의 혀는 지식을 잘 전달하나 /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우둔함을 쏟아 낸다

•이 잠언은 지혜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반응할 것을 은연 중에 요구한다. 또한, 이 잠언은 1절과 함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3 여호와의 눈이 모든 곳에 있어 /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지켜보신다

•이 잠언은 다른 모든 잠언들과 함께 볼 때에 매우 많은 통찰을 준다. 선인과 악인의 행위에 따른 보상과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악 간에 판단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4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 패역한 혀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온순한’이라는 단어는 잠언 14:30에서 ‘평온한’으로 번역되었다. 이 잠언은 1절과도 평행이 될 수 있는데 온순한 말이 생명을 장려하며 패역한 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콜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 우둔한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 책망을 지키는 자는 신중해진다

•훈계 받기를 거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자신을 교정하지 않으므로 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고 교정하는 자는 더욱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 악인의 소산에는 고통이 있다

•‘보물’을 반드시 물질적 재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악인도 재물이 있겠지만 고통이 함께 한다.

7 지혜자들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첫째 콜론은 2절의 첫째 콜론과 유사하다. 지혜자의 말은 지식을 전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쏟아낼 뿐이다.

8 악인들의 희생제물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 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다

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 공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 준다. ‘희생제물’과 ‘기도’는 평행을 이루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고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나 종교적/의식적 열심이 아닌 예배자들의 삶/행위를 보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10 고통스러운 훈계가 길을 떠난 자에게 있을 것이요 /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잘못한 일에 대해 훈계가 주어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는 강력한 표현이다. 롱맨은 [라]를 ‘엄한’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심하며 “길을 버린 자에게 훈계는 ‘악’이다”라고 읽는다.

11 스올과 아바돈이 여호와 앞에 있는데 / 하물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들이랴

•‘아바돈’은 동사 ‘파괴하다’[아바드]에서 나온 명사로 ‘파멸의 장소’를 가리키며 스올과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은 지하 세계 깊은 곳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사람의 마음 속을 모르겠느냐”는 의미다. 이는 잠언 15:3의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신다”는 말에 비교해 볼 때 그 마음까지 살피고 아신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12 오만한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 / 지혜자들에게 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책망하는 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들을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 어리석은 자들(어쩌면 자신을 칭찬하는 자들)과 어울린다.

13 기쁜 마음은 얼굴을 좋게 하나 / 슬픈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또 다른 잠언이다(잠 13:12, 17:23).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품행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콜론은 내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깊이 들어간다.

14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고 /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우둔함을 먹는다

•지혜자는 그 지혜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의 특성을 따라 계속해서 어리석게 될 것이다. “추구한다”는 것과 “먹는다”는 표현 사이에 암시되는 대조는 수고스럽게 하느냐 편안하게 하느냐에 있다.

15 가난한 자의 모든 날은 악하나 / 마음이 선한 자의 (모든 날) 항상 잔치다

•가난한 자와 마음이 선한(즐거운) 자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 항상 악한 날들 속에 있을 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사람의 상황과 무관할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 삶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밝은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할 수 있다”(롱맨).

16 (보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 많은 보물로 혼란스러운 것보다 낫다

•잠언서는 재물의 가치를 긍정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잠언은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암시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한 곳에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cf. 15절).

17 채소를 먹으며 사랑이 있는 것이 /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움이 있는 것보다 낫다

•16절과 함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잠언이다. 채소를 먹는 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살진 소”는 부유한 자의 임을 표현한다.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다.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가정을 배경으로 한다면 화목한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잠 17:1).

18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논쟁을 그치게 한다

•성급함과 대조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에 대한 칭찬이다(잠 14:29). 분노는 평화 중에도 다툼을 일으킬 수 있지만 노를 참는 일은 다툼도 그치게 할 수 있다.

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 바른 자들의 길은 대로다

•두 길에 대한 대조이다. 게으른 자는 그 삶의 길이 험할 것이다. 그러나 바른 사람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올바름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잠언 10:1과 비슷하다. 거기서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강한 표현이다. 그는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이다.

21 우둔한 자는 미련한 것을 기뻐하나 / 명철한 사람은 길을 곧게 걸어간다

•“미련한”은 직역하면 “마음이 부족한”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미련한 것을 즐겨 한다. 잠언 15:14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우둔함을 먹는다”고 한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것에 빠지지 않으며 바르게 길을 걸어간다.

22 의논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니 / 많은 자문관에 의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니 승리는 많은 자문관으로 인해 생긴다”(잠 11:14)과 비슷한 잠언이다. 그러나 22절은 잠언 11:14 만큼 전쟁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유익을 표현하지도 않는다. 어쨌든, 관찰은 의논과 조언의 중요성을 말한다.

23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기뻐하니 / 제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때에 맞는 말의 가치에 대해 논한다. 정확한 대답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소위 “팩트”를 말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24 생명의 길은 분별력 있는 자를 위로 향하게 하여 / 아래에 있는 스올로부터 (발길을) 돌리게 한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과 스올로 내려가는 길을 대조한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을 가므로 반대 방향인 스올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25 교만한 자들의 집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나 / 과부의 경계는 세워주신다

•건축의 은유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연약한 자(과부)를 보호하심을 표현한다.

26 악한 계획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 선한 말들은 정결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하는 자를 증오하시며 “선한 말”(잠 16:24)을 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선함”[노암]은 “은총”을 뜻한다(시 90:17).

27 이익을 약탈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뇌물을 받거나 착취하는 등의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불의를 거부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뇌물에 대한 비판은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출 23:8, 신 16:19, 27:25, 사 1:23 5:23, 겔 22:12, 시 15:5, 전 7:7).

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생각하나 / 악인들의 입은 악들을 쏟아낸다

•의인/지혜자는 신중히 말한다. 그러나 악인/어리석은 자는 급히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악들을 쏟아낸다. 말하기 전에 숙고하라는 주장은 잠언 19:2, 20:18, 25, 21:5, 29:20 등에도 나온다.

29 여호와는 악인들에게서 멀리 계시나 / 의인들의 기도는 들으신다

•잠언 15:8은 “악인들의 희생제물”과 “바른 자들의 기도”를 대조했었다. 여기서는 악인들의 기도와 의인들의 기도에 대한 결과를 대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물리치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응답의 비밀’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삶/행위에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30 눈이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 좋은 소식은 뼈를 새롭게 한다

•“눈이 밝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누가복음 11:33-36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좋은 것을 보는 것”정도로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 잠언은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잠언이다. 외부의 좋은 것이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생기가 돌게 한다.

31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 지혜자들 가운데서 지낸다

32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멸하는 것이나 / 책망을 듣는 자는 마음을 얻게 된다

• 훈계에 대한 두 잠언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인데, 왜냐하면, 책망은 삶을 교정하며 생명의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 존귀 앞에 겸손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훈계를 받아들인다. 혹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이다. 훈계를 받아 들인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훈계를 받는 자는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16장: 하나님의 주권과 분별력

1 사람에게 마음의 계획이 있으나 / 여호와께로부터 혀의 대답이 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실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잠언의 목적은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소용 없게 될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cf. 잠 16:9).

2 각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한 듯하나 / 여호와께서는 (그) 영혼들을 달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행위)에 속지 않으시며 마음(동기)을 평가하신다. 여기서 “영혼”[루아흐]은 인간의 내적인 측면, 즉 동기를 가리키는 것 같다. 한편 이 잠언은 사람이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스스로 속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갖게 한다(cf. 잠 14:12).

3 여호와께 네가 하는 일들을 맡겨라 / 그러면 네 계획들이 굳건해질 것이다

•1절의 생각을 공유하며, 하나님께 궁극적인 성취가 있음을 믿고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사상은... 우리 전체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람의 계획들이 뒤틀리더라도 훨씬 깊은 계획이 우리 삶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상은 만약 ‘행사들’이 이미 성취되고, 심지어 계획이 열매를 맺게 됐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 성공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롱맨).

4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으니 /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셨다. 이 잠언은 악인의 만드셨다는 것(악의 창시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조차도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통제하신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행을 그분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5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여호와께 가증하니 / 확실히 그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잠언서는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비판한다. 교만은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6 인애와 신실로 죄악을 속죄받고 /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여기서 “인애와 신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다(출 34:6, 14:22). 처음부터 깨끗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받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로 속죄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여호와를 경외함)를 주심으로 악에서 떠난다.

7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들을 기쁘게 여기실 때 / 그의 원수들 또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잠언에서도 앞의 잠언들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한다. 단순히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는 역전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8 의로운 적은 (소득)이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

•이것은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비교(better-than) 잠언이다. 잠언서는 많은 소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의가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

9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나 / 여호와께서 그의 발걸음을 견고히 하신다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요점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렇게 정하지 않으신다면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10 신탁의 결정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 재판에서 그의 입이 불신실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신탁의 결정”[케셈]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점괘나 복술을 가리키며 부정적인 이미지다.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며(한글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함) 그것이 있을 때에 왕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둘째 콜론의 진술은 일종의 경고나 금지로 이해할 수 있다.

11 공정한 접시저울과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니 / 주머니의 모든 추도 그가 관심을 가지신다

•이 잠언은 공평한 상거래에 관해 말한다(잠 11:1, 20:10, 23). 하나님께서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사기와 속임수를 싫어하신다. 이 잠언은 신명기 25:13-16의 율법과 비슷하다.

12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하니 / 이는 의로 보좌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쁨이라 / 바르게 말하는 자를 그가 사랑한다

•이 잠언은 지혜로운, 의로운 왕을 전제한다. 왕은 백성을 의로운 중에 다스림으로 나라를 굳게 세워가야 한다. 또한, 왕은 의로운 말을 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말하는 자는 왕을 두려워해야 한다.

14 왕의 노가 죽음의 사자들(처럼) 있어도 /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달랜다

15 왕의 얼굴이 밝을 때 생명들이 있으니 / 그의 기쁨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 두 잠언은 일차적으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지혜로운 자는 왕의 반응이 어떠할지를 알며, 왕의 진노 앞에서도 적절한 말을 함으로 그를 달랠 수 있다. 왕이 기쁨을 찾는다면 그의 신하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늦은 비”의 은유는 생존뿐 아니라 번영을 가리킨다.

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얼마나 나은가 / 총명을 얻는 것이 정제된 은보다 낫다

•잠언서에서 줄곧 강조되어 온 지혜의 가치에 관해 말한다.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좋은’[토브] 것이다.

17 바른 자들의 길은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니 /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목숨을 지킨다

•바른길을 갈 것을 권한다. 바른길을 걷는 것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네페쉬]을 지키는 일이다.

18 패망 앞에 교만이 있고 / 넘어짐 앞에 영혼의 교만함이 있다

•교만은 파멸을 이끌고 온다. 둘째 콜론은 첫째 콜론을 확증한다. 잠언서에서 교만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책망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만은 파멸을 가져온다. 잠언 15:33, 18:12은 반대로 “존귀 앞에 겸손이 있다”고 강조한다.

19 겸손한 자들과 함께 영혼이 낮아지는 것이 /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비교 잠언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할 것과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 같지만, 비교되는 두 항목은 겸손과 재산이다.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승리를 전제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교만을 더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승리나 재물없이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20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주의 깊게 살핀다”는 표현은 잠언 21:12에서도 나오며 기본적으로 “이해하다/파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잠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한다(잠 28:25).

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로 불리니 / 달콤한 입술은 가르침을 더하게 한다

•두 콜론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기는 약간 어렵다. 둘째 콜론은 지혜로운 자의 부르러운 설득이나 친절한 태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더 배우게 됨을 시사한다(23절).

22 분별력이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나 / 우둔한 자들의 훈계는 우둔하다

23 지혜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분별력 있게 하니 / 그의 입술은 가르침을 더하게 한다

•두 잠언은 모두 분별력(통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분별력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더 해 준다(21절). 반면 우둔한 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같아도 결국, 우둔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24 선한 말들은 송이꿀 (같아서) / 영혼에 달고 뼈에 치료제이다

•‘선한’[노암]은 ‘은총’을 의미한다(잠 15:26). 즉 ‘은총은 받은 자’의 말, 혹은 ‘은혜스러운’ 말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한 말들은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치료한다. 여기서 ‘영혼’[네페쉬]과 ‘뼈’[에쳄]은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며 사람의 깊은 내면을 가리킨다. 요점은 선한 말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이다(잠 15:23).

25 어떤 길은 사람 앞에 바른 듯하나 / 그 마지막은 죽음의 길들이다

•잠언 14:12과 아주 비슷한다. 분별력의 필요성과 자신의 길을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26 수고하는 자의 식욕이 그를 수고하게 하니 / 이는 그의 입이 그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끊임없이 수고하게 됨을 식욕의 은유로 설명한다.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전 6:7).

27 불량한 사람은 악을 도모하니 / 그의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28 패역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고 / 험담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이간질 한다

29 폭력적인 사람은 그의 이웃을 꾀어 /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한다

•세 잠언 모두 악한 자, 특별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관찰이다. 동시에 그런 자들을 멀리할 것을 암시한다(잠 20:19, 22:24). 27절에서 “불량한 자”는 악한 계략을 꾸미며 거친 말과 속이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28절의 “패역한 자”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친한 친구 사이까지 이간질 시킨다. 29절에서 “폭력적인 사람”는 그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꾀어 자신들과 같은 행세를 하게 한다.

30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 입술을 다문 자는 악한 일을 끝낸 것이다

•“눈짓하는” 것은 아마도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 할 것이다. “입술을 다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둘째 콜론의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입술을 다문다”는 의미가 반대로 이해될 수 있다. 한글개역개정은 “이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이다. 반대로 위와같이 “끝낸다”라고 번역하면(성경에서는 더 일반적인 의미) “입술을 다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31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 공의의 길로 그것이 얻어진다

•“백발”은 ‘나이듦’, ‘경험이 쌓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나이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공의의 길을 걸어 왔을 때에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 그의 심령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칭찬한다(잠 14:29, 15:18). 두 콜론을 평행구로 이해했을 때 “심령”[루아흐]은 여기서 “감정들”을 가리킨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33 무릎에 제비가 내던져지나 /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마지막 잠언은 이 장의 처음 잠언의 주제로 돌아간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최종 결정권자(arbiter)라는 것이다.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7장: 말과 지혜, 정의의 왜곡

1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그것으로 평안한 것이 / 다툼의 제육이 가득한 집보다 낫다

•이 비교 잠언은 풍요로운 것보다 화목한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잠 15:17). “제육”은 문자적으로는 “희생제물”을 가리키지만 아마도 제물을 바친 후 고기를 먹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2 현명한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며 /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을 것이다

•현명한 것은 때로는 그 출생의 장벽까지도 넘을 수 있게 해 준다. 아들에게는 책망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한다.

3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제련하나) / 여호와께서는 마음들을 제련하신다

•제련하는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4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경청하고 / 거짓말쟁이는 파괴하는 혀에 귀를 기울인다

•두 콜론은 서로의 의미를 보충한다. 악한 자는 항상 악에 관심을 기울인다.

5 가난한 자를 비웃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조롱하는 것이니 / (남의) 환난을 기뻐하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잠언은 가난한 자를 옹호하며 그 가난을 그가 당한 “환난”과 평행선상에 둔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잠언 14:31도 같은 생각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말한다.

6 노인들의 면류관은 손자들이고 / 아들들의 영화는 그들의 아버지다

•이 잠언은 가족의 중요성을 진술한다. 물론 가족 구성원들이 지혜롭고 가족에게 수치를 야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한다.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광이나 수치가 될 것이다.

7 뛰어난 말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데 / 하물며 귀인에게 거짓 입술이 (맞겠느냐)

•미련한 자가 말을 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8 뇌물은 그것의 소유자의 눈에 은혜의 보석이니 /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잠언은 뇌물을 주는 자의 시각에서 뇌물에 관해 말한다. 그의 눈에 뇌물은 “호의를 얻어내는 보석”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뇌물은 자신을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23절은 뇌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 준다.

9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고 / (허물을) 말로 반복하는 자는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잠언 10:12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다(벧전 4:8). 이는 죄를 격려하는 방식이 아닌(사랑은 충고와 채찍질을 아끼지 않는다) 비난과 이간질을 막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잠언의 강조점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다른 이들의 잘못을 거듭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10 명철한 자를 책망하는 것이 / 어리석은 자를 백 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깊이 박힌다”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다. 이 잠언은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잠언 9:8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11 반역하는 자는 오직 악을 찾으니 / 잔인한 사자가 그에게 보내어질 것이다

•왕에 대한 반란을 경고하는 잠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멈추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12 새끼 잃은 곰을 만나지 / 우둔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는 (만나지) 마라

•어리석은 자를 피하라는 매우 강력한 경고이다. 흥분된 곰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사실 잠언 13:20의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는 자는 해롭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지만 곰의 은유는 매우 생생하다.

13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악”[라으]이라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만 둘째 콜론의 악은 분명히 “재앙”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악한 자는 자신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조차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를 위해 보복하실 것이다.

14 다툼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이니 /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멈춰라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비유도 매우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것이 터지고 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그전에 다툼을 멈춰야 한다.

15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 둘 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거짓된 판결에 대한 비판이다(잠 17:26, 18:5). 그러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신 25:1)을 어기는 가증한 일이다.

16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의 손에 지혜를 살 돈이 있는가 / 그러나 (지혜를 살) 마음이 없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만큼 무지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추구할 마음(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없다. 한편 이 잠언은 지혜를 얻을 수 없는 미련한 자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다.

17 친구는 항상 사랑하는 자고 / 형제는 환난의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두 콜론은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한다. 진정한 친구와 형제는 어려운 때에 달려와 도와주는 자이다.

18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손뼉을 쳐서 /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손뼉을 친다”는 표현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제스처이다(잠 6:1).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표현하며 여기서는 아마도 용기가 없음을 강조할 것이다. 잠언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이다(잠 11:5, 20:16, 22:26, 27:13).

19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다툼을 사랑하는 자고 /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다

•죄악을 좋아하는 것과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파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높인다”는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 Clifford는 이사야 30:13을 인용하면서 이 잠언의 핵심이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 건설된 벽의 붕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20 마음이 굽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 그의 혀가 패역한 자는 악에서 떨어진다

•이 잠언은 악인이 비참한 결과를 경험할 것을 단순히 관찰하고 있다. “마음이 굽은 자”와 “혀가 왜곡된 자”를 평행선에 둔다.

21 어리석은 자를 낳은 자는 그에게 슬픔이고 /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아무 기쁨이 없다

•잠언 10:1의 유사한 반복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머니에게 슬픔이 된다. 25절과도 생각을 공유한다.

22 기쁜 마음은 좋은 약이나 / 상한 심령은 뼈를 말린다

•심리적 통찰을 보여 준다.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 잠언 15:13의 “기쁜 마음은 얼굴을 좋게 하나 슬픈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와 유사하다.

23 악인은 품에서 뇌물을 취하여 / 공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한다

•뇌물에 대한 평가이다. 뇌물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공의를 굽게 하기 때문이다.

24 명철한 자 앞에 지혜가 있으나 /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가까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멀리(땅 끝에) 있다. 전도자의 다음과 같이 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전 7:23-24).

25 어리석은 이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고 / 그를 낳은 여인에게 고통이다

•2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부모에게 슬픔이 된다고 했고 여기서는 슬픔을 넘어 고통이 된다고 표현한다. 아들에게 부모의 훈계를 따르라는 강한 권면이다.

26 의인을 벌하는 것이 좋지 않고 / 귀인들을 바르다고 때리는 것도 (좋지 않다)

•이 잠언은 법정을 배경으로 한다.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불의와 왜곡에 대해 비판한다(잠 17:15, 18:5).

27 그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을 아는 자고 / 명철한 사람의 심령은 냉철하다

28 우둔한 자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자로 여겨지니 / 그의 입술을 닫는 자는 총명한 자로 (여겨질 것이다)

•두 잠언 모두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임을 강조한다. 명철한 사람은 냉철함으로 말을 삼가하며 심지어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지혜로 여겨질 것이라고 까지 강조하여 표현한다.




18장: 삶을 관찰하는 지혜

1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는 욕망을 찾는 것이라 / 온전한 지혜와 싸운다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연합을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는 참된 지혜를 버리는 것이다.

2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 자기 마음만 드러내려고 한다

•1절과 비슷한 맥락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원하는 바(욕망)만을 드러내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명철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3 악인이 올 때 멸시도 (따라)오고 / 수치와 함께 비난이 온다

•악행 행동은 멸시와 수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 비난이 따를 것이다. 이것은 악한 자가 경험하게 될 과정이다.

4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이고 / 솟아나오는 강이며 지혜의 샘이다

•세 개의 물(깊은 물, 강, 샘) 이미지는 생명을 주는 것을 시사하며, 지혜자의 말을 칭송한다.

5 악인의 편을 들어서 / 의인을 재판에서 치우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잠언은 재판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첫째 콜론은 문자적으로, “악인의 얼굴을 들어 올리다”는 뜻으로 악인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릇되게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잠 17:5).

6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 그의 입은 매를 부른다

7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자신의 파멸이니 / 그의 입술이 그의 목숨을 올무에 빠뜨린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조심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며 결국,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게 됨을 경고한다.

8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별식들과 같아서 / 그것들은 뱃속 깊이 내려간다

•“험담하는”의 히브리어 동사는 “불평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잠 16:28, 26:2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평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듣기 좋아하며 그것을 즐긴다. 그것은 별미로 비유되지만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

9 자기 일에 게으른 자도 / 파괴하는 자의 형제다

•게으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10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 의인이 그 안으로 달리니 안전하다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니 / 그의 망상 안에는 높은 성벽 같은 것이 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견고한 망대와 피난처로 삼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상상한다. 10절과 대조되어 11절은 (잠 10:15과 다르게) 부자의 재물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12 패망 앞에 사람 마음의 거만함이 있고 / 존귀 앞에 겸손함이 있다

•앞 절과 연관하여 본다면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는 거만한 자의 표상이다. 마음이 거만한 자는 파멸을 보게 될 것이지만(잠 16:18) 겸손한 자는 결국,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잠 15:33).

13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 우둔하여 수치를 당한다

•어리석은 자는 급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채 아는 척을 한다. 이러한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4 사람의 심령으로 자기 질병을 견딜 수 있지만 / 상한 심령으로 누가 (질병을) 참을 수 있으랴

•사람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와 몸의 건강 사이의 관계를 관찰한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반대도 사실이다.

15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 지혜자들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더해가며 지식에서 자라간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자들의 성품이다. 그들은 마치 어리석은 자들이 불평과 중상의 말을 별미로 여기듯(잠 18:8) 지식을 찾는다.

16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히니 / 큰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선물”[마탄]은 뇌물로 번역되는 [쇼하드]와는 다르다. 여기서 선물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관찰일 수 있으며, 그것이 정의를 왜곡하게 할 때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

17 처음 사람이 그의 송사에서 옳은 것(같지만) / 그의 상대편이 와서 그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이 관찰은 법적 소송에서 성급한 판단을 경계할 것을 말해 준다. 오늘날 일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한쪽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8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제비라 / 강한 자들 사이를 판가름한다

•잠언 16:33은 제비에 의한 판결이 하나님의해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잠언은 그런 의미에서 제비에 의한 결정을 따르는 것이 분쟁을 그치게 한다고 말한다.

19 기분이 상한 형제는 견고한 성보다 (대하기 어려우니) /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과 같다

•“노엽게 된 형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잠언은 히브리 본문상 난점이 있지만 다툼으로 인한 갈라진 형제사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다.

20 사람의 입의 열매로 그의 배가 만족하며 / 그의 입술의 소산으로 그가 만족한다

•음식이 사람의 허기짐을 만족시켜 주듯이 지혜의 말이 사람의 지적/영적 굶주림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다.

21 죽음과 삶은 혀의 힘에 있으니 /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첫째 콜론은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둘째 콜론의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모호한데, 아마도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은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잠 10:14, 13:3).

22 아내를 찾는 자는 복을 찾는 것이니 /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이다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복을 말한다. 여기서 “아내”를 ‘여성 지혜’(Woman Wisdom)의 은유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잠언 12:4, 31:10-31에 나오는 “유능한/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과 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

23 가난한 자는 간절히 말하나 / 부자는 강하게 대답한다

•가난한 자가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지만 부자가 완고하게 거절함을 관찰한다. 부자를 적극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게 한다.

24 많은 친구를 가진 자가 해를 당하지만 / 형제보다 더 붙어 사랑하는 (친구도) 있다

•여러 번역의 가능성으로 인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 적지만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대조하는 것일 수 있다. 잠언 17:17은 (진정한) 친구는 항상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다.




19장: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

1 완전하게 걸어가는 빈곤한 자가 / 입술이 굽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

•비교 잠언이다. 윤리적 자질이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 굽은(왜곡된) 말을 하는 것과 어리석음은 윤리적 자질의 문제다.

2 지식이 없는 사람도 좋지 않고 / 발을 재촉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

•두 콜론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지식이 없이 (혹은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듯하다. 혹은 한글개역개정처럼 “지식 없는 소원[네페쉬]”라고 이해한다면 잘못된 소원(욕망)이 그것의 성취를 위해 급하게 몰아간다는 경고의 말일 수도 있다.

3 사람의 우둔함이 자기 길을 치우치게 하고는 / 여호와께 그의 마음이 화를 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4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 가난한 자는 그의 친구에게서 멀어진다

•관찰 잠언이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른 잠언들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와 적용을 해야 한다. 6, 7절도 마찬가지다.

5 거짓 증인은 무사하지 못하고 /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는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 대한 가르침이다(잠 6:19, 12:17, 14:5, 25, 19:9, 21:28). 주요 배경은 분명히 법정적일지라도, 원리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적용된다.

6 많은 사람이 귀인의 얼굴에 탄원하고 / 선물의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

•“귀인”[나딥]은 ‘통치자’나 ‘마음에 원하는 자’를 가리킨다. 한글개역개정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번역했다. 첫째 콜론은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한다는 뜻이다. “선물의 사람”이라는 말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많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잠언도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도 부정적 의미로도 적용될 수 있다.

7 빈곤한 자의 모든 형제가 그를 미워하고 / 그의 친구도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서 멀어지니 / 쫓아가며 말하려 해도 그들이 없다.

•첫음 두 콜론은 4절의 메시지와 일치한다. 셋째 콜론은 가난한 자의 비참한 상황을 더 관찰한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말하려고 해도 모두가 그를 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말아라”라는 교훈보다는 “그들을 도와주라”(잠 19:17)는 교훈으로 연관지으려는 것 같다.

8 마음을 얻는 자는 그의 목숨을 사랑하고 /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발견한다

•여기서 “마음”은 “명철”과 평행을 이루며 “이해하는 마음” 즉 지혜를 가리키는 것을 본다. 이 잠언은 지혜를 얻으라는 명령에 동기를 부여한다.

9 거짓 증인은 무사하지 못하고 /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위의 5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10 어리석은 자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이 어울리지 않는데 /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겠느냐

•첫째 콜론은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남을 암시하며 둘째 콜론은 그러한 일이 더 악한 상황이라고 묘사한다. 전도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남을 한탄한다(전 10:5-7).

11 사람의 슬기는 화를 오래 참으니 / 그의 영광은 허물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통제함으로 죄짓는 일을 피한다. 잠언 15:18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논쟁을 그치게 한다고 하였다.

12 왕의 격노는 젊은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고 / 그의 은총은 채소 위의 이슬과 같다

•“은총”[라쫀]은 기쁨을 포함한다. 왕이 화가 났을 때와 기분이 좋을 때의 상황을 묘사한다. 왕의 기분에 따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따르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잠언은 왕의 신하들 특별히 왕의 조언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내용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은유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13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파멸이고 / 아내와의 분쟁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잠언이다. 어리석은 아들과, 분쟁하는 아내(혹은 분쟁하는 남편)은 가정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은 천천히 그러나 결국은 큰 피해를 입히는 힘으로 비유된다.

14 집과 재물은 조상들의 유업이나 / 분별력 있는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재물과 아내의 출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도 “분별력 있는 아내”를 얻는 것이 더 귀하며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비교 잠언).

•

15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니 /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고 잠을 잔다. 결국, 그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잠언 20:13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16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의 목숨을 지키나 / 그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의 길들”은 “하나님의 길/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잠 2:1).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17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 그 보응을 그가 갚아 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분명한 교훈을 전한다(cf. 신 15:1-11).

18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훈계하라 / 그를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잘못된 아들을 볼 때 포기하지 말고 훈계하라는 말이다. 훈계를 하는 것은 아들을 죽음에서 멀게 해주는 것이다(잠 5:23). 육체적 징계를 지나치게 해서 죽도록 하지말라는 이해는 가능하지만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니다.

19 크게 노하는 사람은 벌을 받으리니 / 네가 (그를) 구하면 너는 또 다시 (그를 구해야) 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한 잠언이다. 암묵적인 메시지는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20 네 마지막이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라

•지혜는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조언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잠 1:5, 19:27).

21 사람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어도 /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반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많은 의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교훈이다.

22 사람의 매력은 그의 인애에 있으니 / 빈곤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

•본 잠언은 해석적 어려움이 있다. 롱맨은 “인애”([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특징으로서 관계에서의 정직과 진실함을 강조한다고 이해한다.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 배불리 (먹고) 자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전한다.

24 게으른 자는 접시에 그의 손을 넣고도 / 그의 입으로도 가져가지 않는다

•게으른 자에대한 냉소적인 비판이다. 게으른 자는 결국, 자신의 게으름으로 굶어 죽게 될 것이다(잠 19:15).

25 오만한 자를 때려라 어리석은 자가 영리해질 것이다 / 깨달은 자를 책망하여라 그가 지식을 깨달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훈계를 받지 않겠지만 심하게 완고하지 않은 미숙한 사람(어리석은 자)은 교훈을 받는다. 깨닫는 자는 계속해서 지식 안에 자라갈 것이다(잠 21:11).

26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자는 / 부끄러움과 창피를 주는 아들이다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27 내 아들아, 훈계 듣기를 그만두면 / (네가) 지식의 말씀에서 치우칠 것이다

•한글개역개정의 번역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롱맨은 NIV의 번역을 따라 조건문으로 번역한다. 훈계 듣는 일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28 불량한 증인은 공의를 비웃으며 / 악인들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를 비난한다(잠 14:5, 25). 둘째 행은 정의롭지 않은 곳에는 악인의 죄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29 공의들은 오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 매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오만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당하게 될 결말을 관찰한다. 이는 앞 절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20장: 사람의 영광

1 포도주는 오만하게 하고 독주는 소란하게 하니 / 그런 것으로 비틀거리는 모든 자는 지혜롭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 잠언 31:4-7과 전도서 10:16-17은 술과 관련하여 특히 지도자들을 경고한다. “이 잠언은 술 절제를 반드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의 나머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롱맨)

2 왕의 공포의 (진노)는 젊은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으니 / 그를 진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다

•첫째 콜론은 잠언 19:12과 비슷하다. 왕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왕을 노하게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 잠언은 실제 왕 앞에 있던 자들에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3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나 / 우둔한 자는 싸운다

•지혜로운 자는 다툼이 일어날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그 다툼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싸움에 휘말린다.

4 게으른 자는 겨울에 (밭을) 갈지 않으니 / 그가 추수 때 요청해도 아무것도 없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한다. 농경기가 시작될 때(겨울, 10월에서 3월) 일하지 않는 자는 추수땡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잠언 19:15에서는 게으른 자는 결국, 굶주리게 된다고 말한다.

5 사람 마음 안의 모략은 깊은 물과 같아도 /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모략”은 현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도를 제시하고자 다른 이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콜론은 명철한 사람이 그 모략을 얻는다고 말한다.

6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애를 외치나 / 신실한 사람을 누가 발견할 수 있으랴

•“인애”[헤세드]는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일종의 사랑(신실함)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많은 사람이 상대에 대한 신실함은 저버린다. 이 잠언은 우정에 대한 모든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다.

7 의인이 그의 완전함으로 걸아가니 / 그의 뒤의 자식들은 행복하다

•“온전한 사람은 죄를 결코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롱맨). 이 잠언의 핵심은 둘째 콜론에 있는데 의인의 자식들은 그의 모델을 봄으로 복되다.

8 재판석에 앉은 왕이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지혜로운 왕은 공정하게 심판하여 악을 분별해 낸다(잠 20:27). 그러므로 왕의 눈앞에서 범죄의 요인들은 위협으로 드러나기 전에 조각나고 흩어진다.

9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내 죄로부터 정결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많은 잠언들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하지만, 이 잠언은 이러한 대조를 상대화한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10 두 가지의 추와 두 가지의 에바 / 그것들 둘 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추”와 “에바”는 상업 거래에 사용되는 측량도구이다. 이 잠언은 상업 거래에서 속이는 일을 비판한다(잠 11:1, 16:11, 20:23).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비난을 가리킨다.

11 아이도 그의 행실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니 / (마음이) 깨끗한지 바른지를 그의 행동에 (의해 알 수 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입증한다. 한편 히브리어 “드러내다”[니카르]는 동사는 “변장하다”를 의미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에게서조차 그 겉모습에 속지말라는 경고가 될 수 있다.

12 듣는 귀와 보는 눈 그것들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진술은 참이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참이다. 하나님께서 보게하시고 듣게해 주시면 아무도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없다.

13 네가 궁핍하지 않도록 잠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할 것이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결과를 대조하는 잠언이다. 잠 19:15은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표현한다. 편히 잠드는 일이 하나님의 복일지라도(시 127:2)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자는 사람은 게으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14 나쁘다 나쁘다하고 (물건을) 사는 자가 말하지만 / 멀리 가서는 자랑할 것이다

•잠언서는 공정한 상거래에 관심을가진다. 전형적으로는 약삭빠른 판매자를 경고하지만(잠 11:1, 16:11, 20:10) 여기서는 약삭빠른 구매자를 경고한다.

15 금과 많은 진주가 있어도 / 귀한 보배는 지식의 입술이다

•지혜가 그 어떤 보화보다도 낫다고 말한다. 재물은 종종 지혜를 통해 오므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16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그를 볼모로 잡아라

•이 잠언은 타인에게 보증 서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잠 6:1-5, 11:15, 17:18, 22:26, 27:13).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언은 분명하게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을 경고한다. 강한 어조로 그의 담보물(옷)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17 거짓(으로 구한) 빵은 사람에게 달다 / 그러나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채워질 것이다

“이 잠언의 원리는 거짓 구실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얻는 물질이 처음에는 복과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롭게 된다는 것이다. 입에는 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뱉어야 할 모래 일 수 있다”(롱맨).

18 생각들은 계획에 의해서 굳건해지니 /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행하여라

•이 잠언은 특별히 전쟁을 배경으로 설명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숙고한 후에 행동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각은 잠언 24:6과 비슷하다.

19 험담하고 다니는 자는 비밀을 드러내니 / 입술을 열고 다니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잠 11:13)를 가까이하지 않을 것이다. 호기심이든 어떤 동기든지 간에 험담하는 자를 가까이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동류가 되는 것이다(잠 10:18).

20 그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 그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꺼질 것이다

•지혜자는 부모를 공경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꺼진 등불”의 은유는 잠언 13:9, 24:20 에서도 저주로 나온다.

21 처음에 급히 얻은 유업은 / 그 마지막에 복이 되지 못한다

•“속히 얻은 재물”의 위험에 대해서는 잠언 11:18, 13:11에도 등장한다. 이 잠언은 불시에 부모가 일찍 죽어 어린 나이에 유산을 받게 된 사람을 묘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을 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없어서 도리어 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다.

•

22 “내가 악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금한다(신 32:35, 롬 12:17-19).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심판자며 온전한 심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23 두 가지의 추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고 / 속이는 저울들은 좋지 않다

•이 잠언은 불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경고이다(잠 11:1, 16:11, 20:10).

24 사람의 발걸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데) / 사람이 어찌 그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잠언은 잠언 16:1, 9 “사람에게 마음의 계획이 있으나 / 여호와께로부터 혀의 대답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나 / 여호와께서 그의 발걸음을 견고히 하신다”의 교훈과 맥을 같이한다.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고 선택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5 그것은 성물이다라고 경솔히 말하였다가 / 서원 후에 다시 찾는 것은 사람에게 올무다

•함부로 서원하는 것과 서원한 일에 대해 번복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신중해야 한다.

26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골라내어 / 그들 위에 타작바퀴를 굴린다

•지혜로운 왕은 악한 자들을 찾아내어 합당한 벌을 내린다. 그것은 왕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왕권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잠언 20:8에서 왕은 재판석에 앉아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고 말한다.

27 사람의 호흡이 여호와의 등불이니 / 뱃속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이 은유는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cf. Murphy는 “등불”을 ‘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점은 명확하다. 사람이 여호와 때문에 산다는 것이다. “호흡”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닛쉬마]는 첫 인간의 창조를 떠올린다(창 2:7). 하나님의 등불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며 아신다(잠 15:11).

28 인애와 신실함이 왕을 지키니 / 그는 인애로 그의 보좌를 유지한다

•“인애[헤세드]와 신실[에메트]” 자주 쌍을 이루어 나타는데(잠 3:3, 14:22, 16:6) 여기서는 왕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신하를 향한 왕의 태도를 가리킬 수도 있다.

29 청년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힘이고 / 노인들의 위엄은 백발이다

•이 잠언은 특별히 노인들을 격려한다. “백발”은 나이 든 사람의 삶의 지혜와 성숙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cf. 잠 16:31). 청년은 힘은 있겠지만 여전히 배워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좋은 것(힘)과 더 좋은 것(백발=지혜)이 비교된다.

30 멍과 상처가 악을 깨끗하게 하니 / 때리는 것이 뱃속 깊은 곳을 (깨끗하게 한다)

•육체적 징벌이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잠언이다. 이 잠언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가혹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적정한 훈계의 필요를 강조한다(잠 19:18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훈계하라. 그를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21장: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

1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의 수로라 / 그가 기뻐하는 모든 곳으로 그가 흘러 가게 한다

왕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잠언은 심지어 왕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함을 가르친다.

2 각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바른 듯하나 / 여호와께서 마음들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최종 판단자이시다. 설령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 기준이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겸손히 행해야 한다.

3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여호와께 선택받는다

비교(better-than) 잠언으로서 상대적 가치를 제시한다. 하나님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 이러한 강조들이 나타난다(사 1:11-17, 호 6:6, 미 6:6-8, 삼상 15:22).

4 높은 눈과 오만한 마음, 악인들의 등불은 죄다

‘등불’의 은유는 명확하지 않다(한글개역개정에는 표현되지 않음). 그러나 이 잠언의 요점은 분명하다. 교만은 죄라는 사실이다(시 101:5). ‘오만한’은 문자적으로 ‘넓은/큰’이라는 뜻이다(잠 28:25).

5 부지런한 자의 계획들은 반드시 이익이 있으나 / 조급한 모든 자는 궁핍할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계획한바를 실행하여 이익을 남긴다. 그러나 생각없이 충동적이고 조급한 자는 어리석어 궁핍하게 될 것이다.

6 거짓 혀로 보물들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꺼져가는 숨결이다

‘숨결’[헤벨]은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헛됨”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속임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의 허망함을 표현한다.

7 악인들의 강포는 자신들을 쓸어버리니 / 이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공의를 싫어하며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 “이 잠언은 이유가 없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들의 폭력에 당한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롱맨).

8 범죄자의 길은 구부러지나 / 깨끗한 자는 그의 행동이 바르다

•죄인과 깨끗한 자의 삶을 대조한다. 길은 사람의 방식을 의미하며 바르다는 것은 올곧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9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 지붕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잠언은 향상된 평행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 가치를 드러낸다. 기본적인 원리는 끊임없이 다투려는 자들과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슷한 원리가 잠언 21:19, 25:24, 27:15-16에서 발견된다.

10 악인의 영혼이 악을 원하니 /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습관적으로 악을 추구한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이웃들은 그에게 간혹 은혜를 얻을 것을 기대하겠지만 그런 소망은 헛되다.

11 오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 단순한 자가 지혜로워지며 / 지혜자가 가르침을 받을 때 지식을 취할 것이다

오만한 자는 벌을 받을지라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덜 완고한, 그러나 지도가 필요한 “단순한 자”는 오만한 자가 받는 벌을 보며 두려움에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잠 19:25).

12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니 악인들을 재앙으로 파멸시킨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

13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닫는 자는 그 또한, 외쳐도 대답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대로 당신도 받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잠언은 궁핍한 자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잠언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일 것을 강조한다(잠 22:2, 28:27, 29:7, 14).

14 은밀히 (주는) 선물은 화를 누그러지게 하고 / 품 안에 주는 뇌물은 강한 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이 잠언은 뇌물 혹은 선물의 긍정적인 기능을 묘사한다. 이는 뇌물은 정의를 왜곡한다고 지적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모순되어 보인다(출 23:8, 16:19, 27:25, 시 15:5, 전 7:7, 사 1:23, 5:23, 겔 22:12). 이 잠언을 성경의 가르침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순수한 동기와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15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나 /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포다

공의로운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보상이 될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형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게 하며 최종적인 심판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자세는 의인의 길을 걷는 일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16 분별력의 길에서 치우치는 사람은 사망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쉴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미련한 결정의 결과로 일찍 죽을 것을 시사한다.

17 향락을 사랑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이되고 /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유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잠언은 ‘근면과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며 탐닉(쾌락과 파티를 추구함)이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성경은 ‘포도주와 기름’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전 9:7-8, 10:19) 그것을 ‘사랑하는 것’[아합]을 경계시킨다(요일 2:15).

18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고 / 바른 자들 대신에 배신자가 (속전이 된다)

롱맨은 이 잠언의 해석적 어려움을 말하며 아마도 풍자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요점은 분명하다. 악인/불충한자는 의인/고귀한 자에 대한 속전(ransom)이 된다는 것이다.

19 분쟁하며 화를 잘 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보다 /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잠언 21:9에서는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적용을 위해 아내(여자)는 남편(남자)로 치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20 탐스러운 보물과 기름이 지혜자의 거처에 있으나 /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멸한다

지혜자가 부유해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다. 실제 삶이 그렇지 않을 지라도 말이다. 지혜자는 근면히 일하며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한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있는 재산마저도 어리석은 삶의 방식으로 인해 그 가진 것마저 다 소비하게 될 것이다(잠 21:17).

21 의와 인애를 쫓아다니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발견할 것이다

“잠언서는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지만,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상의 전략을 제시한다. 모든 상황들이 동등하다면,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성공을 발견할 것이다.”(롱맨) 여기서 ‘의[체다카]와 인애[헤세드]’를 추구하는 것은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있다.

22 용사들의 성에 한 지혜자가 올라가서 (그들이) 의뢰하는 강한 곳을 쓰러뜨린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말이다. 지혜 있는 전략가는 피의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성을 정복하기도 한다.

23 그의 입과 그의 혀를 지키는 자는 그의 목숨을 환난에서 지킨다

말을 신중하고 조심히 할 것을 충고한다. 잘못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cf. 약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24 무례한 자, 교만한 자, 그의 이름은 오만한 자니 / 그는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행동한다

오만한 자(한글개역개정 ‘망령된 자’)는 그가 오만한 자라 불리는 이유가 있다. 그는 교만하며 무례하고 뻔뻔스러움과 거만함 가운데 행한다. 그러한 자는 자신이 비판 당할 때 결코 수긍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5 게으른 자의 탐욕은 자신을 죽이니 / 이는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26 온종일 그는 탐욕을 내나 / 의인은 아낌없이 준다

게으름과 근면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이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히 일하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탐닉하며 소비하기를 원한다(잠 21:17).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관용은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다(잠 2:2, 29:7, 14).

27 악인들의 희생제물이 가증한데 / 하물며 간계로 가져오는 것이랴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물(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친다(잠 15:8).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과 가증한 동기를 아신다.

28 거짓 증인은 망하나 / (잘) 듣는 사람은 영원히 말할 것이다

거짓 증인과 정직한 자(듣는 자)를 대조한다. ESV는 둘째 콜론을 ‘듣는 자의 말은 유지될 것이다(endure)’라고 번역했다.

29 악인은 그의 얼굴을 굳히나 / 바른 자는 그의 길을 깨닫는다

‘굳은 얼굴’은 잠언 7:13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번역되었다(한글개역개정). 바른 자는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

30 지혜도 명철도 조언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뛰어넘거나 하나님없이 주어질 수 없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올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조언하거나 맞설 수 없다.

31 말이 전쟁의 날에 준비되나 /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 잠언은 성전(holy-war) 신학과 일치한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지혜와 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22장: 진정한 재산

1 많은 부보다 명성이 더 선택받고 /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더 좋다

재물과 ‘은총의 명성’을 비교한다. 즉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기보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칭찬한다.

2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디에서나) 만나게 되니 / 그들 모두를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이 잠언은 가난한 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도리어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임을 강조한다(잠 29:13).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잠 14:31, 17:5).

3 신중한 자는 악을 보고 숨으나 / 단순한 자들은 (재앙을) 지나가다 벌받는다

지혜로운 자는 악과 악의 가능성에서 물러서는 반면, 어리석은 자는 분별없이 행동하다가 악에 휘말린다. 잠언 27:12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4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부와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자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부와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

5 가시덤불과 덫이 굽어진 자의 길에 있으나 / 그의 목숨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 것이다

‘굽어진 자’는 패역한 자를 가리킨다. 그들의 길에는 온갖 걸림돌이 놓일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들의 길을 멀리한다.

6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 그가 늙게 되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잠언은 자녀를 지혜의 길로 훈련시키라고 충고한다. 아이는 결코 자연스럽게 바른길을 걷지 못한다. 잠언 22:15은 아이에게 우둔함이 얽혀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7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니 /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사람의 종이다

이 잠언은 일반적인 현실을 관찰한다. “이 잠언은 가난하게 되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부자가 되는 게 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추측이다”(롱맨).

8 불의를 뿌리는 자는 죄악을 거두니 /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약해질 것이다

•이 잠언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 받으리니 /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그의 빵을 주기 때문이다

‘선한 눈’은 ‘악한 눈’과 대조적으로 “관대함”의 의미를 가진다(23:6, 28:22). 결국, 이 잠언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잠언 28:26은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10 오만한 자를 쫓아내라 / 그리하면 분쟁이 떠나고 싸움과 수치가 그칠 것이다

•오만한 자를 쫓아내라고 명령한다. 상황에 따라 그러한 자를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오만한 자를 경계하라는 강조다. 오만한 자는 공격적이며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기보다 분쟁을 일으킨다(잠 21:24).

11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이 은혜로워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정결한 마음’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한다. 악의 없이 순수한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이고(잠 16:23)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12 여호와의 눈이 지식을 지키나 / 배신자의 말들은 파멸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지만, 기만적으로 속이는 자들은 벌하신다. 혹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좌절시키신다.

13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바깥에 있으니 내가 광장들 가운데서 살해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풍자적인 농담이다. 이 잠언의 목적은 게으른 자를 경고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비슷한 잠언 26:13도 있다.

14 음녀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 여호와의 격노를 받은 자가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음녀’는 직역하면 이방(낯선) 여자다. 잠언 5:3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표현한다. 음녀의 위험성을 알고 경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경계를 게을리하여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일 것이다.

15 우둔함이 아이의 마음에 얽혀 있으나 / 훈계의 막대기가 그에게서 그것을 멀리 보낼 것이다

잠언 22:6과 함께 읽혀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바른길로 훈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16 자신을 위해 (이익을) 크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궁핍해질 뿐이다

•부정한 방법(압제와 뇌물)으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궁핍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술하는 것이다. 잠언은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궁핍해지지 않는 길이며(잠 28:27), 정직하게 부지런한 것이 부해지는 길이라고 말한다.






제3장 지혜로운 자들의 격언 (22-24장)

22장 17-21절은 이어지는 30개의 잠언(22:22-24:22)에 대한 서론으로 본다(cf. 한글개역개정은 20절에서 KJV, NASB을 따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NRSV, NIV는 “삼십 개의 잠언”으로 번역한다). 화자는 청중에게 “지혜자들의 말들”을 들으라고 권고한다. 후에 추가 잠언이 나온다(24:23-34).

① 22:22-23 약한 자를 약하다고 강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성문에서 짓밟지 마라 /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따지며 그들을 강탈하는 자들의 목숨을 강탈하실 것이다

•약한 자/가난한자를 압제하고 공개적으로 짓밟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서른개의 잠언’은 많은 부분에서 이집트의 30장으로 구성된 아메네포페(Amenemope)의 격언들과 유사점을 보인다.

② 24-25 분노를 품는 자와 친구가 되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가지 마라 / 그의 길들을 배워서 네 목숨의 올무를 취할까 (두렵다)

•잠언서는 지혜자와 사귀고,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친다(잠 1:8-19). 이는 목숨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특별히 분노를 품는 자, 화를 잘 내는 자를 피해야 한다.

③ 26-27 손뼉을 치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되거나 대여금의 보증을 서는 자 중의 하나가 되지 마라 / 만일 네게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밑에 있는 침대도 빼앗길 것이니, 왜 그리하려느냐

잠언은 여러 곳에서 보증서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다(잠 6:1-5, 11:15, 17:18, 20:16, 27:13). ‘손뼉을 치는/잡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합의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④ 28 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주신 기업이었다(신 19:14). 경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단지 탐욕을 남의 땅의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⑤ 29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왕들 앞에 그가 설 것이다 천한 자들 앞에 그가 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실력을 쌓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라는 잠언이다.


23장: 통치자 앞에서

⑥ 1-3 네가 통치자와 함께 식사하러 앉을 때 네 앞에 있는 자를 잘 깨달아서 / 만일 네가 대식가면 네 목구멍에 칼을 두어라 / 그의 요리들을 탐내지 마라 이는 그것이 거짓 빵이기 때문이다

•식사자리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된다. 호화로운 식탁에서 식욕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통치자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아메네모페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경고한다. 이집트의 다른 문헌(Kagemni)에서는 ‘폭식은 천하고 비난받는다’ ‘탐식을 드러내는 자는 수치스럽다’라고 말한다.

⑦ 4-5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총명으로 (그런 생각을) 그만두어라 / 네 눈이 그것에 한눈팔 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는 그것이 정녕 (자신의) 날개들을 만들어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재물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다른 잠언들(잠 3:9-10, 10:22, 14:24)과 다르게, 이 잠언은 재물의 일시적임을 강조하며 부를 쌓는 일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⑧ 6-8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요리들을 탐내지 마라 / 이는 그가 그의 속으로 계산하는 자와 같아서 먹고 마시라고 네게 말해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 네가 먹었던 네 빵 조각을 네가 토해낼 것이고 네 즐거운 말들도 쓸모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인색한 사람과의 식사자리에 대해 충고한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얄팍한 속셈을 간파한다. 그러므로 분위기와 호화로운 음식에 자신의 통제를 잃지 않을 것이다.

⑨ 9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네 분별력 있는 말들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충고와 갚진 조언이라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가치없는 것으로 취급될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마 7:6)고 말씀하셨다.

⑩ 10-11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들에 들어가지 마라 / 이는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시니 그가 그들의 송사를 네게 따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잠언은 사회 정의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압제하는 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압제하는 자들은 두려움없이 그들을 강탈한다. 그러나 잠언은 하늘의 ‘구속자’[고엘], 심판자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⑪ 12-14 네 마음을 훈계에 가져가고 네 귀를 지식의 말들에 (가져가라) / 아이에게서 훈계를 막지 마라 참으로 네가 그를 막대기로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 네가 막대기로 그를 때리면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구할 것이다

육체적 훈계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권한다. ‘막대기’로 때리는 것(잔혹하게 때리는 것이 아닌 찰싹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은 아이를 ‘스올’에서 구하는 일이므로 그만큼 필수적인 훈계가 된다.

⑫ 15-16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내 마음이 기쁠 것이다 / 네 입술이 바르게 말하면 내 콩팥이 기뻐 뛸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가 그 배움의 결과를 보일 때 기쁠 것이다. 이 잠언은 지혜를 추구하는 제자들을 격려한다.

⑬ 17-18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질투하지 말고 오직 온종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질투하라) / 반드시 미래가 있으니 네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질투하다’[카나]는 ‘부러워하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잠 24:1, 19) 두 번째 콜론에서 반복되었다고 볼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질투하다/열심을 내다’라도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잠언 24:20은 악인에게 미래가 없다고 선언한다.

⑭ 19-21 들어라 내 아들아 그래서 지혜로워져라 네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 술꾼들 가운데 있지 말고 고기 대식가들 가운데 (있지 마라) / 이는 (술)꾼들과 대식가들은 궁핍해지고 졸음은 누더기를 입히기 때문이다

•“지혜로워져라”는 명령형이다(잠 6:6, 27:11). 지혜는 선택의 기로에서 발휘된다. 누구와 있을 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과음과 폭식은 잠깐의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판단을 흐리게 하며 결국, 게으름의 길로 인도한다.

⑮ 22 -25 너를 낳은 네 아버지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늙었다고 멸시하지 마라 /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총명(도 그렇게 하여라) / 의인의 아버지는 정녕 즐거워하니 지혜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해 기쁠 것이다 /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기쁘게하며 너를 낳은 그녀를 즐거워하게 하라

이 잠언은 자녀의 본분에 대해 명시한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부모가 늙었다고 하여 경히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부모가 볼 때 그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cf. 잠 23:15-16).

⑯ 26-28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은 내 길들을 지켜라 / 참으로 창녀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자는 좁은 우물이다 / 정녕 그녀는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며 사람 중에 배신자들을 더하게 한다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란한 여인을 조심할 것을 강한 어조로 충고한다. 이는 5-7장에 두드러진 주제이기도 했다. 음녀는 단지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처럼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고는 어리석은 남자뿐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모든 남자에게도 향한 것이다.

⑰ 29-35 누구에게 화가 있으며 누구에게 저주가 있으며 누구에게 분쟁이 있으며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며 누구에게 까닭 없는 상처들이 있으며 누구에게 충혈된 눈이 있느냐 / 포도주 옆에 오래 지체하는 자들 혼합주를 찾으려고 오는 자들이 아니냐 / 잔에 따를 때 그 빛이 붉더라도 포도주를 보지 마라 그것이 부드럽게 내려가나 / 마침내 뱀처럼 그것이 물고 독사처럼 쏘리니 / 네 눈이 이상한 것들을 보고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말하며 / 너는 바다 가운데 누워 있는 자처럼 되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있는 자처럼 되어 /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않고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모른다 언제 내가 깨어날 것인가 나는 다시 술 찾기를 더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지혜자는 냉철한 판단을 하는 자이다. 그러나 술에 취하는 것은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과 몸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유혹의 첫 시작에서부터 분별하고 거절해야 한다.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31절). 한편 잠언 전체적 맥락에서 술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잠 3:9-10, 9:1-6).




24장: 악한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라

⑱ 1-2 악한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탐내지 마라 / 이는 그들의 마음이 파괴를 꾀하고 그들의 입술이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잠언 23:17-18 에서 다룬 주제이며 잠언 24:19-20 에서도 반복된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교제한다면 그들의 파괴적인 성향을 본받게 될 것이다. 둘째 절은 마음과 입술의 연관성을 말해 준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⑲ 3-4 지혜로 인해 집이 지어지고 명철로 인해 (집이) 굳건해지며 / 지식으로 인해 방들이 온갖 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채워진다

‘집’과 ‘방’은 가족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더 확장하여 지혜자가 속한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⑳ 5-6 지혜로운 남자는 기운이 센 남자보다 담대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담대하다 / 전략에 따라서 네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은 많은 자문관에 의해 승리가 (오기) 때문이다

•비교 잠언으로서 지혜가 힘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소라 사본은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있다”로 번역될 수 있다.

㉑ 7-9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아서 성문에서 그가 그의 입을 열지 못한다 /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간계의 주인이라고 불릴 것이다 / 우둔한 자의 간계는 죄며 오만한 자는 사람에게 가증하다

‘우둔한 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는 미치지 못할 높은 가치이며 그가 계획하는 것은 죄일뿐이다. 결국, ‘우둔한 자’는 단지 무지한 자가 아니라 “최악의 형태인” 오만한 자이다.

㉒ 10-12 네가 환난 날에 약해지는 것은 네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죽음에 처한 자들을 구하고 살육으로 흔들리는 자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마라 / 너는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나 마음을 달아 보시는 그분이 깨닫지 못하시겠는냐 네 목숨을 지키시는 그분이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사람에게 각자의 행위대로 보상하실 것이다

•10절에서 12절까지 어떻게 통일있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11절은 어리석은 결정에 의해 죽음에 처한 자들을 도우라는 권고인 것 같다. 12절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핑계할 수 없으며 도덕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㉓ 13-14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참으로 그것이 좋다 네 혀에 단 (꿀)을 떨어뜨려라 / 지혜가 네 영혼에 그와 같은 줄 알아라 만일 네가 (그것을) 발견하면 미래가 있고 네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혜는 꿀에 비유되며 좋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소개된다. 지혜의 혜택은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㉔ 15-16 악인아 의인의 거처에 숨어 기다리지 마라 그의 눕는 곳을 파괴하지 마라 / 참으로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나나 악인은 (한 번의) 악에 넘어질 것이다

•이 잠언은 악인을 향하여 말하며, 이를 듣는 의인(아마도 실제 정중일 것이다)은 의의 길을 계속 가도록 격려를 받는다.

㉕ 17-18 네 원수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질 때 네 마음이 즐거워하지 마라 /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분의 눈에 악하게 여기셔서 그분의 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까 (두렵다)

이 잠언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교훈에 기초하며(출 23:4-5), 예수님의 교훈과도 부합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이러한 배경에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㉖ 19-20 악을 행하는 자들로 화내지 마라 악인들을 질투하지 마라 / 이는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악인을 질투하지 말라는 명령은 몇 번 반복되었다(잠 23:17-18, 24:1-2). 여기서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언 24:14에서는 지혜를 발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하였다.

㉗21-22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라 (생각이) 변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 참으로 갑자기 그들에게 재난이 일어나니 그들 둘의 재앙을 누가 알 수 있으랴

“현인들은 성공적인 삶이 세계와 자신들의 문화의 권력 구조에서 사람의 적절한 자리를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현인들은 위에 있는 권력(인간이든 하나님이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이해했다”(롱맨).

(* 트렘퍼 롱맨의 주석을 따라 단락구분을 했으며 30개의 잠언이라고.언급했지만 단락은 총 27개로 구분됨)

23-25 이것 또한, 지혜자들의 (말)이다.재판에서 아는 얼굴을 봐 주는 것은 좋지 않다 / 악인에게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는 민족들이 그를 저주하며 나라들이 그에게 격노할 것이다 / 책망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선한 복이 올 것이다

•30개의 잠언이 일단락되고 추가된 잠언이 시작된다. 첫 잠언은 공정한 재판과 관련되며, 편애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 본문의 주요 배경은 법정이지만,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정직에 적용될 수 있다”(롱맨).

26 정직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술에 입 맞추는 것과 (같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선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27 네 바깥일을 준비하고 네 밭(일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너는 네 집을 지어라

•외적인 일과 내적인 일을 대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원리로서 적절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28-29 공연히 네 이웃을 (정죄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네 입술로 속이지 마라 /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그에게 행하리라 그의 행위대로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말하지 마라

•첫째 잠언과 둘째 잠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첫째 잠언은 거짓 증언 혹은 험담을 하지말라는 경고이며, 둘째 잠언은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이다(잠 20:22). 때로 사람들은 개인적인 복수심때문에 거짓 증거 혹은 험담을 한다.

30-34 게으른 사람의 밭 옆을 내가 지나가고 생각이 부족한 사람의 포도원 옆을 (내가 지나가며) / 보라 그 모두에 쐐기풀이 올라와 있고 그 지면은 덤불에 덮였으며 그 돌담이 허물어져 있었다 /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두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포개고 누어 있자 (라고하면) / 네 빈곤이 강도같이 오고 네 궁핍이 무장한 사람같이 (올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관찰하고 느낀 것을 묘사한다. 33절은 게으른 사람의 심리상태와 태도를 풍자한다. 게으른 자의 결국은 궁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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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장: 왕들의 영광

2-3 하나님의 영광은 일을 숨기는 것이고 왕들의 영광은 일을 살피는 것이다 /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들의 마음은 살필 수가 없다

이 잠언은 왕을 높이며 존중할 것을 제시한다. 왕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밝히며 일반 백성은 왕의 마음을 쉽게 따라갈 수 없다.

4-5 은에서 찌꺼기들을 제거하면 은장이에게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 왕 앞에서 악인을 제거하라 그의 보좌가 의로 굳건해질 것이다

이 잠언은 왕(혹은 왕의 의로운 참모들)에게 주어지는 잠언이다. 왕은 자신의 참모들 가운데 찌꺼기 같은 사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때에야 왕권은 의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6-7 왕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큰 자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 이는 네 눈이 보는 귀인 앞에서 너를 내려 앉게 하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시오”라고 네게 말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교만과 자기 자랑하는 것을 경고한다. 특별히 귀인들 앞에서는 더욱 중요한 원리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잠언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때가 있었다(눅 14:7-11).

8 너는 다투러 성급하게 나가지 마라 네 이웃이 너를 수치스럽게 할 때 마지막에 네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라)

법적 배경이든 이웃간의 다툼이든 고발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경고이다. 싸움에 승산있는지를 먼저 따지라는 조언이다(cf. 눅 14:31-32).

9-10 네 이웃과 송사를 다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 듣는 자가 너를 비난하여 네 험담이 돌아올까 (두렵다)

이 잠언은 이웃을 험담하거나 공개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클리포드(Clifford)는 이 충고가 마태복음 5:22-26, 18:5의 가르침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11-12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금 사과들과 같다 / 지혜자가 책망하는 것은 듣는 자의 귀에 금 귀고리와 금장식이다

•어리석은 자는 시도때도 없이 말함으로 실수와 추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자는 침묵의 가치를 알고 때에 맞는 말을 아껴서 한다. 한편 지혜자의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되다.

13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추수 날에 냉수 같아서 그의 주인의 영혼을 돌이키게 한다

‘냉수’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snow)의 차가움’이다. ‘시원하게 한다’는 일반적인 번역도 문자적으로는 ‘복원한다/회복한다’는 의미다. 충성된 사자(messenger)를 칭찬하는 잠언이다.

14 선물한다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이다

•‘비 없는 구름’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없이 허풍을 떠는 사람을 비유한다. 한편 이 잠언은 그런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의 말에 속지말라는 경고가 될 수 있다.

15 오래 참음으로 지도자가 설복되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부순다

인내와 부드러운 말을 칭찬한다. 강한 상대라 할지라도 인내와 온유함은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16-17 꿀을 네가 발견했으면 필요한 만큼만 먹어서 네가 그것으로 배를 불려 토해내지 않게 하라 / 네 이웃의 집에 네 발을 가끔 들여놓아서 그가 너를 너무 많이 만나서 너를 미워하지 않게 하라

•두 잠언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지나치게 해서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한다. 두 개의 비유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18-19 그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촉이다 / 환난 날에 배신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비틀거리는 발과 (같다)

두 잠언은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그 사람은 중요한 때에 나를 배신할 사람은 아닌가? 혹은 나는 나에게 해를 끼는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지 않은가?생각하게 한다.

20 괴로운 마음에 대고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 잠언은 마음이 힘들고 낙심한 자를 가볍게 위로하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친다(롬 12:5). NRSV는 “소다”를 “상처”로 번역한다.

21-22 너를 미워하는 자가 굶주리면 그에게 빵을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 이는 핀 숯들을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보답하실 것이다

22절은 특히 해석적 이견이 큰데, 긍적적인 해석(원수를돕는 행위)과 부정적인 해석(그에게 갚아 주는 행위)로 나뉜다. 이 잠언을 인용하는 로마서 12:19-21 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

23 북풍은 비를 낳고 / 교활한 혀는 얼굴에 격노를 일으킨다

•원인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북풍과 비의 비유를 통해 전달한다. ‘교활한/숨겨진 혀’는 험담하는 말을 뜻한다.

24 분쟁하는 아내와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것은 잠언 21:9와 동일하다.

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목구멍에 냉수와 (같다)

•이 잠언은 소식에 대한 갈망이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만족감을 표현한다.

26 의인이 악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샘이 흐려지는 것과 (샘의) 근원이 오염되는 것과 (같다)

이 잠언은 의인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고 영광에 영광을 (더) 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

•꿀을 지나치게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잠 25:16) 자신을 위해 지나치게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 큰 영광을 얻으려고 집착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양상이다.

28 그의 영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어 헐린 성과 같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죄와 불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사람과도 같다.




26장: 어리석은 자

1-2 여름에 눈처럼 추수 때 비처럼 그와같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는다 / 떠도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그와같이 공연한 저주는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는다

•두 잠언은 내용 면에서가 아니라 형태 때문에 함께 묶였다. 첫째 잠언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둘째 잠언에서 날아다니는 새와 제비가 어떻게 비유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의미는 분명하다. ‘공연한/까닭없는 저주’는 없다는 것이다.

3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 육체적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4-5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우둔함에 따라 대답하지 마라 너 또한, 그처럼 될까 (두렵다) /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우둔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여길까 (두렵다)

•두 절은 서로 상반된 해답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잠언은 정규화된 법칙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상황과 관련된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오해될 것이 없다. 지혜로운 자는 상황과 기대에 따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

6-7 어리석은 자 편에 소식을 보내는 것은 다리를 자르고 폭력을 마시는 것이다 / 다리 저는 자에게 넓적다리는 힘없이 달렸으니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잠언이 (그와 같다)

•‘신실한 사자’는 주인에게 큰 유익이다(잠 25:13). 그러나 ‘어리석은 전달자’는 주인에게 해가 될 뿐이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8 어리석은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 잠언은 원문상 해석이 까다롭다. 머피(Murphy)는 ‘물매에 돌을 묶는 것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번역한다. 만약 돌을 물매에 묶는다면 돌을 던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9 잠언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올라가는 것은) 가시덤불이 술 취한 자의 손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가 잠언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잠 26:7) 그것은 소용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술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0 어리석은 자와 지나가는 자들을 고용하는 자는 모두를 다치게 하는 궁수와 (같다)

한글개역개정의 번역(‘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은 의미가 통하기 힘들다. 이 잠언은 잘못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말한다.

11 개가 그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우둔함을 되풀이 한다

•이 잠언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며 비유도 생생하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충고를 듣지 않으므로 같은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12 너는 자기 눈에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하며(잠 3:5, 7, 27:1, 28:11, 26) 지적을 들으려하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낫다. 잠언 29:19은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13-16 게으른 자는 “젊은 사자가 길에 있다 사자가 광장들에 있다”라고 말한다 / 문이 그 돌쩌귀에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그의 침대 위에서 (돈다) / 게으른 자는 접시에 그의 손을 넣고도 그 (음식)을 그의 입으로 가져가기를 힘들어 한다 / 게으른 자는 판단력 있는 충고자 일곱명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

13절은 잠언 22:13과 동일하다. 네 개의 잠언은 모두 게으른 자들을 풍자한다. 그들은 문짝 돌저귀 같이 뒹굴며 음식을 자기 입에 갖다 넣는 것도 귀찮아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17-19 길을 지나가는 자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화를 내는 것은 개 귀를 세게 붙잡는 것과 같다 / 그의 이웃을 속이고 “나는 농담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화살 곧 죽음의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다

첫 번째 잠언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도리어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일임을 경고한다. 둘째 셋째 구절(18-19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뻔뻔하게 속이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이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지혜자는 이러한 자들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20-22 나무들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으면 분쟁이 그친다 /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분쟁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 험담하는 말들은 맛있는 음식들과 같아서 그것들은 뱃속 깊이 내려간다

첫째 잠언과 둘째 잠언은 ‘분쟁’[마돈]이라는 단어로 연결된다.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다툼을 키운다. 첫째 잠언과 셋째 잠언은 ‘험담’[니르간]이란 단어로 연결된다. 험담은 맛있는 음식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사실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2절은 잠언 18:8과 거의 비슷하다.

23-26 악한 마음에 열렬한 입술은 토기 위에 입혀진 은 찌꺼기와 같다 / 미워하는 자는 그의 입술로 가장하고 그의 속에는 속임수를 두니 / 그의 소리가 은혜로워도 그를 믿지 마라 참으로 그의 마음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니 / 미움이 속임수로 덮여 있으나 그의 악이 공동체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네 잠언 모두는 감정이나 의도를 감추는 말에 대해 언급한다... 이 잠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롱맨). 23절의 ‘열렬한 입술’은 문자적으로 ‘불타는 입술’을 가리키며 칠십인역은 ‘아첨하는 입술’로 번역한다(cf. 한글개역개정 ‘온유한 입술’).

27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속에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잠언은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

28 거짓 혀는 그 (혀)에 눌린 자들을 미워하고 매끄러운 입은 재난을 일으킨다

첫째 콜론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진술한다. 둘째 콜론은 아첨하는 말은 파멸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아첨은 확신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점을 과장한다. 아첨은 이용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아첨은 그 대상인 자들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하여 치명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도 있다”(롱맨).




27장: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1-2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참으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지 못한다 /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마라 이방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하지 마라

•두 잠언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첫째 잠언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경고한다. 미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잠 16:1, 3, 9, 33). 미래에 대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선언한다(약 4:13-16). 둘째 잠언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다.

3-4 돌이 무겁고 모래도 짐이지만 우둔한 자의 화냄은 그 둘보다 더 무겁다 /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홍수와 같다 그러나 누가 질투 앞에 설 수 있으랴

분노는 잔인하고 위험하며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 그런데 우둔한 자의 분노는 더욱 위험하다.‘질투’[킨아]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분노하는 욕망이며, 혹은 다른 누군가가 소유한 것을 분노하며 바라는 것이다. 둘째 잠언은 이 질투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한다.

5-6 공개적인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 사랑하는 자의 상처들은 신실한 것들이지만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들은 속이는 것들이다

•이 잠언은 공개적인 신실한 충고와 비밀을 숨겨주는 거짓 사랑을 비교한다. 듣기에 좋은 말이 진실 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cf. 잠 28:23). 지혜자는 충고와 징계를 받아들인다.

7 배부른 사람은 꿀도 밟아 버리지만 / 배고픈 사람은 어떤 쓴 것이라도 달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지도 않는다. 이 잠언은 ‘배고픈 사람이 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교훈을 지닌다.

8 그의 고향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새와 같다

•‘고향’은 ‘가정’ 혹은 ‘자신의 자리’(전 10:4)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 잠언은 7절의 잠언과 비슷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함을 알려주는 듯하다.

9-10 기름과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달콤한 (우정이) 자기 목숨의 조언보다 (기쁘게 한다) /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네 형제의 집에 네 재난의 날에 들어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첫째 잠언은 “자신의 충고보다 우정의 ‘달콤함’을 찬양한다... ‘달콤함’이 친구가 하는 충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가리킴을 암시한다”(롱맨). 어려운 때에 ‘(멀리 있는) 네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충고는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마지막 콜론의 교훈(‘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1 지혜로워져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 잠언은 아들에게 지혜로워지라고 말하는 동기를 드러낸다. 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의 명성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얻고자 한다. 지혜로운 자녀는 긍정적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잠 10:1).

12 영리한 자는 악을 보고 숨으나 / 단순한 자들은 (재앙을) 지나가다가 벌받는다

이는 잠언 22:3과 비슷하며 동일한 교훈을 전한다.

13 이방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 이방 여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를 볼모로 잡아라

•잠언 20:16과 거의 동일하다.

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그에게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좋은 말도 때가 맞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15-16 분쟁하는 아내는 비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으니 / 그녀를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이고 기름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것이다

•‘분쟁하는 아내가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 말은 잠언 19:13 에서도 언급되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여자를 제어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첨언한다(cf. 롱맨은 이렇게 해석하는 머피의 해석에 회의적이며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친구들은 서로의 삶의 흥망성쇠를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다... 잠언서의 맥락에서 이것은 무엇보다 지혜의 문제와 관련한 서로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는 성공적으로 삶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롱맨).

18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 그의 주인을 돌보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돌본다’는 동사가 반복된다. 둘째 콜론에서는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19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비친다

• 해석이 어려운 잠언이다. 둘째 행은‘마음’[레브]이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준다는 의미인 것 같다.

20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

여기서 ‘아바돈’은 스올과 비슷하게 ‘죽음의 자리’를 의미한다. 무덤이 죽은 자를 끝없이 받아들이듯이 사람의 안목의 정욕도 끝이 없다.

21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제련하고) 사람은 그의 칭찬에 의해 (제련된다)

•‘제련한다/시험한다’는 동사는 원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첫째 콜론은 잠언 17:3과 같다. 거기서는 이어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제련하신다’고 말한다. 이 잠언에서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상황에서 제련된다(시험대에 오른다)고 말한다. 칭찬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22 네가 우둔한 자를 곡물과 함께 보리 절구통 속에 넣고 찧어도 그에게서 그의 우매함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운둔한 사람이 그 우매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한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cf. 잠 17:10, 22:15). ‘절구에 찧는다’는 은유는 육체적 징벌을 의미할 수도 있다.

23-27 네 양 떼의 얼굴을 잘 알아라 네 마음을 양 떼들에 두어라 / 이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풀이 사라지면 새 풀이 보이고 산들의 나물들이 모인다 / 어린양들은 네 옷들을 (공급하고) 숫염소들은 밭(을 사는) 값이 되며 / 염소들의 우유는 네 빵과 네 집안의 빵과 네 하녀들의 양식을 충분하게 한다

“현인은 농부-목자에게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기 양떼와 작물을 돌보라고 권장한다... 만약 과거의 잉여분으로 살아가고, 매일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잉여분은 없어지고 생계를 위해 제공되는 작물과 짐승은 없을 것이라고 이 잠언은 경고한다... 실제로, 이 본문은 많은 잠언들에서처럼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되는, 삶의 필요를 돌보라는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롱맨).




28장: 완전한 자들

1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 의인들은 젊은 사자처럼 태연하다

죄를 짓는 자는 늘 양심이 가책과 두려움 속에 살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떤 공격도 처리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당당하다.

2 나라의 죄 때문에 고관들이 많지만 깨달음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오래갈 것이다

여기서 ‘죄’[폐샤으]는 특별히 반역을 가리킬 수 있다. 나라에 필요한 것은 많은 (악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의롭고 지혜로운 소수의 지도자이다.

3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빈곤한 사람은 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비와 같다

이 잠언은 비참한 현실을 묘사한다. 악한 권력자가 힘으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것도 악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것도 현실이다.

4 율법을 버리는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운다

•‘율법’[토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과 타협할 수 없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부딪힐 것이며 ‘율법의 길’을 걷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5 악한 사람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보호자와 안식처로 인정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정의’[미쉬팟]를 이해하며 그보다 더 한 것도 안다.

6 완전함에 걸어가는 빈곤한 자가 길들이 굽어진 부자보다 낫다

•이 비교 잠언은 온전함과 재물 사이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한다.

7 율법을 지키는 자는 깨달음이 있는 아들이나 / 대식가들과 어울리는 자는 그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되는 아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권한다. 잠언에서 ‘율법’[토라]은 일차적으로 현인들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조언을 가리킬 것이다.

8 이자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결국,)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형제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한다(출 22:25).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부적절하게 부를 축적하는 한 예로서’고리대금’을 말한다. 이렇게 악한 의도로 쌓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선한 일에 쓰이도록 하실 것이다.

9 율법을 듣는 것으로부터 귀를 돌리는 자는 그의 기도 또한, 가증한 것이다

이 잠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심(감찰하심)을 전제한다.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이다.

10 바른 자들을 악한 길로 치우치게 하는 자는 자신의 구덩이에 빠지나 / 완전한 자들은 좋은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만 악한 길을 갈뿐만 아니라, 바른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쓴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사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경계해야 한다. 악인들의 길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11 부자는 자기 눈에 지혜로우나 / 깨달음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신을 살핀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한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가난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가난한 것보다 못하게 된다.

12 의인들이 승리할 때는 큰 영화가 있으나 / 악인들이 일어날 때는 사람이 숨는다

•공동체에 의인들이 세력을 갖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 공동체에 큰 해가 된다(잠 28:28).

13 자기 악행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 잠언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암묵적으로 제시된다.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하게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14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나 /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모든 일에 경각심을 갖고 죄를 조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한 태도의 반대는 죄에 대해 혹은 경고에 대해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죄를 겁없이 행하는 것이다.

15 약한 백성 위에 있는 악한 통치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덤벼드는 곰(과 같다)

이 잠언은 악한 통치자를 관찰한다. 그는 먹이를 찾는 짐승과 같다. 이러한 묘사는 악한 통치자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한다.

16 명철이 부족한 지도자는 많은 강탈을 하지만 / 불의한 취득을 미워하는 자는 (그의) 날들이 길 것이다

•이 잠언은 악한 지도자와 선한 지도자를 대조한다. ‘명철이 부족한 지도자’가 강탈을 일삼는 다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불의한 취득’을 거부한다.

17 사람의 피를 (흘리며) 압제한 사람이 구덩이까지 도망해도 아무도 그를 붙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도망치는 자를 도와주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한다. ‘구덩이’[보르]는 지하 세계를 나타낸다. 롱맨은 가해자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상태를 시사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18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는 구원받으나 / (자신의) 길들이 굽어진 자는 하나에서 쓰러질 것이다

•온전한 삶을 사는 자와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을 대조한다. ‘하나에서’라는 말은 ‘한 번에’ 혹은 ‘한 사건에 의해’를 의미한다.

19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배부르나 /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는 빈곤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 잠언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한다(잠 12:11). ‘배부르다/만족하다’라는 동일한 동사를 반복함으로 풍자를 만들어 낸다.

20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이 있으나 /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하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잠언서는 탐욕으로 재물 추구하는 일을 금한다(잠 10:2, 13:11).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 한다’는 표현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잠언 23:4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고 한다.

21 얼굴을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고 / 빵 한 조각 때문에 남자가 범죄하는 것도 (좋지 않다)

•첫째 콜론과 비슷한 잠언 24:23에서는 법정 배경임을 분명히한다. 여기서 편애하는 것(‘얼굴을 봐주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어지는 콜론은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불법(뇌물과 편법 등)이 행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22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위해 급하고 궁핍이 그에게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악한 눈을 가진’(잠 23:6)은 ‘인색한’ ‘탐욕스러운’으로 의역될 수 있다. 이 잠언은 잠언 28:20과 같이 재물을 얻기 위해 비윤리적인 지름길을 찾는 자들에 대해 경고한다.

23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혀로 매끄러운 말을 하는 것보다 나중에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이나 칭찬하는 말보다 충직한 책망이 듣는 자에게 큰 유익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잠언 27:5-6은 공개적인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고 하며, 도리어 ‘매끄러운 말’이 속이는 원수의 말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24 그의 부모(의 물건)을 강도질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는 멸하는 사람의 동료다

강도질이 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자녀가 부모의 것을 마음대로 취하면서도(아마도 ‘강도질’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닐 것이다)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잠언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이 위험한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25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나 /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문자적으로 ‘넓은 영혼[네페쉬]’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욕심에서 자유하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마 6:33).

26 그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으나 / 지혜 안에서 걸어가는 자는 구출될 것이다

앞의 잠언과 ‘신뢰하다’[바타흐]는 동일한 동사로 연결된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 안에 걷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잠언 3:5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27 빈곤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나 / 그의 눈을 감아 버리는 자는 크게 저주받을 것이다

이 잠언은 구제를 장려한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나 ‘저주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28 악인들이 일어날 때 사람이 숨으나 / 그들이 망할 때 의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첫째 콜론은 잠언 28:12와 비슷하다. 악인은 공동체에 해악을끼치며 공동체는 그가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다. 악인의 멸망은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이다(잠 29:2).




29장: 목이 곧은 자

1 책망 (받는) 사람이 목을 곧게 하면 갑자기 부러져서 치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미신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듣는 않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잠언의 “문자적”인 방식으로도 징벌하실 수 있다. 잠언서는 일관되게 책망(비판)을 듣고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2 의인들이 많아질 때 백성이 기뻐하나 / 악인이 통치할 때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잠언 28:28을 참고하라.

3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재물을 탕진할 것이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음란”을 사랑하는 것을 대조한다(cf. 5-7장). 창녀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물까지도 탕진함으로 아버지를 슬프게 할 것이다.

4 왕은 공의로 땅을 서게 하나 / 헌납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허문다

‘헌납물’은 ‘부당한 세금’ 혹은 ‘뇌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자는 공의로운 통치자와 반대된다.

5 그의 이웃에게 아첨하는 남자는 그 (이웃)의 발걸음에 그물을 펼치는 자다

•아첨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말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러한 아첨을 즐기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말것이다. 잠언은 아첨에 반대할 뿐 아니라 아첨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가르친다(잠 7:21, 26:28, 28:23).

6 악한 사람의 범죄 안에는 (자기에게) 올무가 있으나 / 의인은 기뻐 외친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에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잠언은 보응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게 한다.

7 의인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아나 / 악인은 (그런)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

“현인들은 종종 하나님이 그들을 부로 축복하고, 가난은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징표라고 [여긴다]. 어떤 잠언들이 지혜를 얻는 데 대해 재물로 보상하고(잠 3:9-10, 15-16), 지혜를 얻지 못한 데 대해 가난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잠언들은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참된 명제다. 즉 모든 상황들이 동등하다면 사실이지만, 모든 상황들이 동등하지는 않다. 때로 지혜로운 자들은 불의와 자연 재해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언서의 지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롱맨).

8 오만한 사람들은 성읍에 요란하게 하나 / 지혜로운 자들은 노를 그치게 한다

•오만한 사람들은 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자들은 나쁜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선을 위해 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9 지혜로운 사람이 우둔한 사람과 재판하러 가면 분노와 비웃음이 있고 편안함이 없다

우둔한 사람과 논쟁하게 되면 제대로 논쟁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우둔한 사람과는 애초에 논쟁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잠 26:4).

10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완전함을 미워하고 바른 자들의 생명을 찾는다

•살인자들은 온전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1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모든 영을 드러내지만 / 지혜로운 자는 뒤로 가라앉힌다

여기서 ‘영’[루아흐]은 문맥상 ‘감정’ ‘분노’로 번역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통제 없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12 통치자가 거짓말을 경청하면 / 그의 모든 신하가 악해진다

•통치자가 거짓을 듣기 좋아하고 거짓을 수용한다면, 그 아래 있는 신하들은 더욱 거짓을 자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cf. 시 101:6-8).

13 빈곤한 자와 압제자가 항상 만나게 되나 / 여호와께서 그들 둘의 눈을 밝게 하신다

잠언 22:2 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만나게 되니”라고 하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인 ‘압제자’가 나오므로 해석이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돌보신다는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자비로서 일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이다(cf. 마 5:45). 그러나 이 잠언의 강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므로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14 진리로 약한 자들을 재판하는 왕은 그의 보좌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진리’[에메트]로 판단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행하는 왕은 그 통치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15 막대기와 책망이 지혜를 주니 / 방치된 아이는 그의 어머니를 부끄럽게 한다

이 잠언은 훈계(육체적 징벌을 포함하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훈을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16 악인들이 많아질 때 범죄가 많아지나 / 의인들은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것이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많은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악의 우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 의인이 승리할 것이다.

17 네 아들을 벌하여라 그가 너를 안식하게 하고 네 영혼에 기쁨을 줄 것이다

잠언은 자녀를 훈계할 때 육체적인 징벌도 중요하게 강조하지만(15절) 결코 부모의 학대를 권장하지 않는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결코 부모의 기쁨일 수 없다. 훈계를 통해 자녀가 바른길에 걷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

18 계시가 없을 때 백성이 제멋대로 되나 /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계시’[하존]는 단순히 보는 행동에 사용되기도 하지만(잠 22:29, 29:20) 여기서는 어떤 목표와 계획이라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롱맨).

19 말만으로는 종이 훈계받지 않으니 이는 그가 깨달았어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잠언은 종에게 육체적 훈계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잠언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종’을 ‘자녀’로 대체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를 양육하실 때 고난을 사용하시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20 너는 어떤 사람이 말에 조급한 것을 보느냐 /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

신중함 없이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습관을 고쳐야 한다. 도리어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표현은 그 앞의 행동이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잠언 26:12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 대해 그렇게 지적한다.

21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그가 마침내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19절과 비슷한 배경에서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야기한다. 이것도 어린 자녀 혹은 손주를 대하는 원리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골치거리가 된다’는 표현은 ‘골치거리/자식’[마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불확실한 번역이다.

22 화내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고 / 노한 사람은 많은 범죄를 하게 된다

화내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파괴성을 경고한다. 현인들은 어려움에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할 것을 권장한다. 신약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한다(고전 13:5).

23 사람의 오만은 그를 낮아지게 하나 /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비교하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롱맨은 겸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충고하는 사람을 조롱하며 무시한다.

24 도둑과 한패가 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니 저주를 들어도 아무것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 잠언은 레위기 5:1의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악한 자와 동류가 된 자는 그 악한 자의 악행에 동참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증언하지 못하는 위치가 된다.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말이다.

25 사람을 두려워함은 올무를 주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다(눅 12:4-5).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죄의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시편 56:11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26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얼굴을 찾으나 / 여호와에게서 사람에 대한 공의가 (나온다)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은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과 자비를 얻기 위해 통치자를 찾아가지만, 통치자는 이 세계에서 공의를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오직 ‘공의’[미쉬팟]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27 의인들에게 가증한 것은 불의한 사람이고 / 악인에게 가증한 것은 바른 길을 가는 자다

•불의한 자와 올바른 사람이 섞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두 무리는 정확하게 대조를 이룬다. 신약에 빛에서 보면 의인된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적용을 할 수 있다(고후 6:14-18).






제5장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 및 현숙한 여인의 시 (30-31장)

30장 전반부(1-14절)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인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마싸 사람(Massaite)으로 여겨진다(cf. 창 25:14, 대상 1:3). 30장 후반부(15-23절)는 대부분 숫자 잠언으로 서로 관련없는 별도의 잠언들이다.

31장 첫째 단락(1-9절)은 르무엘 왕의 잠언으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반복한다. 르무엘도 마싸 사람으로 여겨진다. 31장 둘째 단락(10-31절)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시이다. 그녀는 잠언서 전반에 강조된 여성 지혜(Woman Wisdom)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30장: 아굴의 잠언

1 마싸인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들이다.그가 이디엘에게 말한 것이니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롱맨은 둘째 콜론을 NRSV를 따라 “나는 지쳤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로 번역한다. NAB는 아람어로 이해하여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유력해야 한다”로 번역한다.

2-3 참으로 나는 사람 중에 멍청이니 사람의 총명이 내게 없다 / 내가 지혜를 배우지 않았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도 알지 못한다

‘멍청이’[바아르]는 ‘사람들과 짐승을 구분하는 이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잠 12:1). 아굴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통찰력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롱맨).

4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며 누가 바람을 그 두 손에 모았으며 누가 물을 옷자락에 쌌으며 누가 땅끝까지 모든 것을 세웠느냐 /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참으로 너는 아느냐

•이 발언은 인간의 무지함을 일깨우는 일련의 질문들이다. 이는 욥기에 나타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발언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욥기도 지혜의 특성이 (창조주/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욥 28:28).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로 소개한다는 것이다(요 3:13).

5-6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제된 것이라 그 안에 피하는 자들의 방패다 /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셔서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렵다)

아굴은 ‘정제’라는 은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더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더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은 어리석으며 악한 일이다(cf. 계 22:18-19).

7-9 두 가지 일을 제가 당신께 요청하니 제가 죽기 전에 제게서 막지 마십시오 /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게 하시고 빈곤과 부를 제게 주지 마시며 매일 필요한 빵을 저로 먹게 하십시오 / 제가 배불러서 (당신을)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제가 궁핍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한다. 하나는 정직이며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다. 잠언은 부를 바람직한 목표로 보지만, 여기서 아굴은 부유함의 함정(자기만족과 하나님 부인)을 인식하며 차라리 부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러한 자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마 6:11)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딤 6:8)에도 나온다.

10 종을 그의 주인에게 헐뜯지 마라 /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네가 배상제물을 물지 않도록 하라

잠언은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는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래야 하는 동기를 제시한다. 종은 힘은 없지만 그의 저주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신약은 종을 거느린 주인들에게 자신들에게도 주인(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라고 명령한다(골 4:1, 엡 6:9).

11-14 그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그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 자신의 눈에는 정결하나 그의 배설물이 씻기지 않는 무리가 있다 / 그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그의 눈꺼풀을 치켜 뜨는 무리가 있다 / 그의 아들이 칼들이고 그의 턱뼈가 작두라 가난한 자들을 땅에서 삼키니 사람 중에 궁핍한 자들을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 잠언은 악한 무리들을 소개한다. 첫째 무리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둘째 무리는 스스로는 깨끗하다하지만 매우 부정한 자들이다. 세 번째 무리는 교만한 자들이다. 마지막은 가난한 자들을 ‘말의 위협’으로 괴롭히는 자들을 묘사한다.

15-16 거머리에게 “달라 달라”하는 두 딸이 있고 셋째는 “만족한다”하지 않고 넷째는 “충분하다”하고 말하지 않으니 / 스올과 아이 못 배는 태와 물로 만족하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여기부터는 ‘숫자 잠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잠언 6:16-19도 숫자 잠언이라 할 수 있다. 숫자 잠언의 한 가지 주요 목적은 “점차적인 숫자의 연속은 한 틀을 제공하며, 그 틀에서 항목들의 목록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딸들이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네 가지(스올, 태, 땅, 불)를 언급한다. 이 모두는 사람의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비유되었다.

17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멸시하는 눈은 와디의 까마귀들이 그것을 파먹으며 독수리 새끼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악한 자들(잠 30:11)에 대한 저주를 선언한다. 이러한 잠언은 문자 그대로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18-19 세 가지 내게 놀라운 일이 있고 네 가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으니 /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길, 바다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배의 길, 처녀 안에 (들어간) 남자의 길이라

•이해하기 힘든 일 서너가지를 말하지만 초점은 네 번째에 있다. 결국,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아마도 간음을 행하는) 남자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초점이다.

20 그와 같은 것이 간음하는 여자의 길이다 / 그녀는 먹고 나서 그녀의 입을 씻고는 “내가 어떤 죄악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앞의 잠언과 이어진다. 간음하는 여자는 은밀히 행하며 자신의 행위를 발뺌한다.

21-23 세 가지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네 가지 때문에 (땅이) 견디지 못하니 / 곧 종이 왕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빵에 배부른 것과 / 미움받는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과 여종이 그녀의 여주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잠언은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일들에 대해 언급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가 혼돈의 상태일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한다. 앞의 두 가지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cf. 전 10:5-7). 뒤의 두 가지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가정에서 위치를 차지 하는 것이다.

24-28 땅에 네 가지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다 / 개미들은 강하지 않은 백성이나 여름에 그들의 빵을 준비하고 / 오소리들은 강하지 않은 백성이나 바위에 그들의 집을 만들고 / 메뚜기는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가고 / 도마뱀은 네가 손으로 잡는 것이지만 왕궁들 안에 있다

매우 지혜로운 동물들 네 종류를 소개한다.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이다. 그들은 작지만 지혜로운 사람같이 뛰어난 습관을 가지고 있다.

29-31 세 가지 잘 걷는 것과 네 가지 잘 다니는 것이 있다 /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사자와 / 허리를 (세우고 걷는) 수탉과 숫염소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이다

• ‘위풍당당한’ 동물 세 종류(사자, 수탉, 숫염소)와 이와 비교되며 칭찬의 초점이 되는 왕을 소개한다.

32-33 만일 네가 어리석어 스스로 높은 체했거나 악한 일을 생각했으면 손을 입에 (갖다 대어라) / 이는 우유를 누리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누르면 피가 나오듯이 화를 누르면 다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잠언은 자만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나옴으로 초기에 그런 일이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금하라고 경고한다. ‘손을 입에 (댄다)’는 표현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맥락과 비슷하다(욥 40:4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31장: 르무엘 왕의 잠언, 현숙한 여인

2 무엇을 내 아들아 무엇을 내 배의 아들아 무엇을 (내가 말할까) 내 서원의 아들아

3 여자들에게 네 힘을 주지 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네 행위들을 (주지마라)

4 왕들에게 (좋지) 않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좋지) 않고 독주를 갈망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좋지) 않다

5 그가 마시다가 선포된 규례를 잊어버리며 모든 괴로운 사람들의 판결을 바꿀까 두렵다

6 망한 자에게 독주를 주고 영혼이 쓰라린 자에게 포도주를 (주어라)

7 그가 마시고 그의 빈곤을 잊어버리며 그의 고생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8 네 입을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열어라 연약한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열어라)

9 네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라

1절부터 9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특이하게도 히브리 잠언은 다른 고대 근동 잠언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머니를 자녀를 가르치는 자로 언급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특별히 여자와 술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술은 왕으로서 행해야 하는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5절). 그러므로 왕은 더욱 큰 책임을 가진 자로서 술을 멀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해야 한다(9-10절).

10 <알렢>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11 <베트>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신뢰하니 소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12 <기멜>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13 <달렡>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14 <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그녀의 빵을 가져오며

15 <봐브>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16 <자인>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17 <헤트>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 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들을 굳건하게 한다

18 <테트>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19 <요드> 그녀의 손을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가락으로 물레 가락을 잡는다

20 <카프>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21 <라메드>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느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이중(으로 두꺼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22 <멤> 그녀는 (침상) 덮개를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옷이다

23 <눈>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 알려져 있다

24 <사메크> 그녀는 모시옷을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에게 넘긴다

25 <아인>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26 <페> 그녀의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헤세드]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27 <짜디> 그녀는 그녀의 집안이 가는 길을 (부지런히) 살피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28 <코프>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복되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29 <레쉬> “많은 여자들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오”라고 한다

30 <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계속) 칭찬을 받는다

31 <타브>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라

1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알파벳 시(acrostic poem)이다(cf. 월터스는 이 시를 군사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영웅시(heroic hymn)”라고 주장한다). ‘현숙한’[에세트]는 기본적으로 힘과 권력을 의미하며 ‘강력한’ ‘유능한’ ‘부유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현숙한 여인’은 대부분 남편의 관점에서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여자로 묘사된다.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가족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한다(13-16, 21-22절). 그녀는 게으른 어리석은 자가 아니며 근면하고 선한 일을 하는(12, 20절) 지혜자이다(26, 30절). 그녀는 자신의 근면으로 남편이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돌본다. 남편은 마을 지도자로서 공동체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성문에 있다(23절). 남편은 그 현숙한 아내를 신뢰하며(11절) 그녀를 칭찬한다(28-29절).

“이 시의 핵심은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잠 1:7)이며, 이미 언급한 자질인 근면, 사업에서의 분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는 이 여자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롱맨).









전도서

성경 해설


전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수고와 지혜, 즐거움과 재물, 불의와 죽음을 정직하게 탐구하는 지혜서다. 이 책은 삶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선언하는 허무주의 문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삶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덧없고 제한적인지를 드러낸다. 전도서는 쉬운 낙관주의와 절망적인 허무주의를 모두 거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고 창조주를 경외하도록 독자를 이끈다.




2. 책명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이며, 회중을 모아 가르치는 사람 또는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여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한글 성경의 ‘전도자’라는 번역도 여기에서 나왔다. 헬라어 칠십인역은 이를 ‘에클레시아스테스’로 옮겼고 영어 제목 Ecclesiastes가 여기에서 유래했다. 이 명칭은 현대적 의미의 전도 활동만을 뜻하기보다, 삶을 탐구하고 회중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화자의 역할을 나타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코헬렛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며 왕의 지혜와 부와 사업을 회상한다(1:1, 12; 2:4-9).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이를 솔로몬과 연결해 왔다. 일부 보수 학자들은 솔로몬이 직접 기록했다고 보며, 다른 이들은 솔로몬의 인격과 경험을 문학적 틀로 사용한 후대의 지혜 교사가 최종 형태를 이루었다고 본다. 본문만으로 정확한 저자와 연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솔로몬과의 분명한 연관성을 존중하되 이를 허구적 장치나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마지막 화자는 코헬렛을 ‘지혜자’로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정경적 교훈으로 제시한다(12:9-14).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전도서는 노동과 축적, 권력과 억압, 재판의 불의, 부와 가난, 늙음과 죽음이라는 모든 시대의 현실을 다룬다. 코헬렛은 인간의 경험과 관찰을 끝까지 밀어붙여,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아릴 수 없고 자기 수고의 결과도 통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3:11; 8:17). 목적은 독자를 냉소에 빠뜨리는 데 있지 않다. 인간의 자율적 지혜와 우상화된 성취를 무너뜨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감사히 받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도록 부른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전도서는 표제와 주제 선언으로 시작하고(1:1-11), 코헬렛의 긴 탐구가 이어진 뒤(1:12–12:7), 마지막 화자의 평가와 결론으로 끝난다(12:8-14). 중심부에서 코헬렛은 지혜와 쾌락과 업적을 시험하고(1:12–2:26),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3장), 억압·경쟁·재물·예배의 현실을 살핀다(4–6장). 이어 지혜의 가치와 한계, 의인과 악인의 뒤섞인 현실을 논하고(7–8장), 모두에게 닥치는 죽음 앞에서 지혜롭고 기쁘게 살 것을 권한다(9–11장). 마지막에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면과 하나님 경외와 심판의 결론이 제시된다(12장).




6. 핵심 주제와 신학

전도서의 핵심어 ‘헤벨’은 본래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며, 덧없고 붙잡히지 않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삶의 성격을 나타낸다. 문맥에 따라 ‘헛됨’, ‘덧없음’, ‘부조리’, ‘수수께끼’의 의미가 겹친다. 크레이그 바솔로뮤는 특히 삶이 인간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면을 강조한다(크레이그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좌절된다는 선언이다.

코헬렛은 반복해서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2:24; 3:12-13; 5:18-20; 9:7-10). 이것은 죽기 전에 즐기자는 쾌락주의가 아니다. 미래를 통제하거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오늘 주신 양식과 일과 관계를 감사로 받는 피조물의 지혜다. 전도서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고 인정하면서도 지혜자 역시 죽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참된 지혜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전도서는 타락 이후 창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한 현실을 지혜의 언어로 증언한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지만 수고는 가시와 엉겅퀴에 방해받고, 세대는 지나가며, 죽음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함께 삼킨다(창 3:17-19; 전 1:3-4; 2:14-16).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와 삶의 몫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마지막 심판의 약속은 불의와 수수께끼가 역사의 최종 결론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판단이 인간의 감추어진 행위까지 밝힐 것을 바라보게 한다(12:13-14).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해 아래’의 헛됨과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수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지셨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드러내셨고,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셨다(롬 8:20-23; 고전 15:54-58). 전도서가 인간의 지혜와 성취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유익을 묻는다면, 복음은 그 유익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새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선물을 감사히 누리면서도 그것을 궁극적 만족으로 삼지 않고 부활과 새 창조를 소망한다.




9. 읽는 방법

전도서를 읽을 때는 ‘해 아래’라는 관찰의 범위와 책 전체의 결론을 함께 보아야 한다. 코헬렛의 개별 발언을 마지막 교리 명제처럼 떼어 읽으면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오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모순을 억지로 제거하기보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며 지혜로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을 정직하게 느껴야 한다. 그 긴장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물’과 마지막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함께 들을 때, 전도서는 절망이 아니라 겸손한 기쁨과 책임 있는 믿음으로 이끈다.

본 해설은 바솔로뮤의 ‘수수께끼’ 해석과 더글러스 숀 오도넬의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를 중요한 안내로 사용한다. 다만 ‘헤벨’을 모든 문맥에서 한 단어로 고정하지 않고, 전도서 자체의 지혜문학적 긴장과 각 문맥을 먼저 살핀 뒤 복음과 연결한다(크레이그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더글러스 숀 오도넬, 『전도서』).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전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크레이그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더글러스 숀 오도넬, 『전도서』;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리딩지저스』 3권 전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전도서 서론;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참고하였다.






제1부 틀 이야기: 프롤로그 (1:1-11)


표제 (1:1)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 제목이다. ‘코헬렛’(‘전도자’한글개역개정)은 1장 1절에서 화자로 소개되고, 1장 12절부터 12장 7절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에게 직접 말한다. ‘코헬렛’은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 책의 내용을 연설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은 이 또는 교훈의 말씀들을 수집한 이를 가리키는 별칭일 것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을 가리키며 전통적으로(탈굼과 초기 기독교와 중세시대) 솔로몬을 전도서의 저자로 보았다. 그러나 델리취를 비롯하여 현대 학자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이상적 인물’로 소개한다고 주장하며(문학적으로 고안된 인물일 수 있다), 전도서의 포로기 이후 저작설과 함께 솔로몬 저작설을 부인한다. 역사비평에 비판적인 보수 학자들조차도 솔로몬 저작설을 반대한다(Stuarr, Young, Kidner 등). 바인베르크(Weinberg)는 전도서의 저자를 다윗 계통의 인물인 스룹바벨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확신할 수 없다.




코헬렛의 사고에 대한 소개 (1:2-11)

전 1:2, 8

‘헛되다’로 번역된 [헤벨]은 전도서의 핵심 낱말로서 38번 나온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수증기’이며, ‘허무하다’(폭스), ‘무의미하다’(롱맨), ‘부조리하다’(놀렌드 머피) 혹은 ‘수수께끼와 같다’(바솔로뮤)로 번역할 수 있다. ‘허무함, 무의미, 부조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수수께끼’는 신비와 비슷하게 중립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표현 방식으로 ‘최고로 허무하다’ ‘완전한 수수께끼’를 의미다.

전 1:3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는 전도서 전체를 통해 탐구되고 있는 질문이다. 전도서는 많은 수사의문문(32개)을 통해 독자들을 참여시킨다.

전 1:4-11

바솔로뮤는 이 단락을 ‘삶의 수수께끼’를 다룬 교차대구로 된 시로 본다. 자연의 순환성(5-6절)은 역사의 반복성(9-10절)과 평행을 이루며, 7-8절은 시의 중심과 절정을 나타낸다. 세대들의 교체는(4절) 개인들의 잊혀짐의 결과로 이어진다(11절). 관찰은 코헬렛 인식론의 중심이다.






제2부 코헬렛의 자서전적 연설 (1:12-12:7)


자서전적 소개 (1:12)

코헬렛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12절은 1절에 나온 “가상의 왕실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단락은 왕이 자신의 지혜를 남겨 주는 고대 근동의 왕실 유언의 형태를 취한다(샤오Seow).




인생의 의미에 대한 “솔로몬의” 탐구 (1:13-2:26)

전 1:13-18

코헬렛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의미를 탐구한다.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14절)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불가해한 것(수수께끼)이다. 지혜를 더 많이 얻고자 했지만 결국,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17절).

“신앙인으로서 그[코헬렛]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으며 그 수수께끼는 풀 수 없다는 결론으로 자신을 이끄는 것으로 보일 때,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코헬렛의 투쟁이며, 이것은 신앙의 위기에 맞닥뜨린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투쟁이다] ... 코헬렛의 투쟁은 욥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에서 비롯한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본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관찰해야 한다.” (크레이그 바솔로뮤, p.213)

전 2:1-11

코헬렛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노동)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전 1:3), 먼저 자신을 최대한 즐겁게 하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본다(1, 10절). 그러나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2, 11절). 3절의 “선한 일”[토브]는 어리석음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지혜”[호크마]를 가리킨다. 술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도,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일(4-6절)도,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7-8절)도 모두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한다(11절). 특별히 4-6절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에덴동산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볼린(Bolin)은 이 부분을 분석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허황된 욕구를 포기하라는 코헬렛의 충고를 명확하게” 듣게 된다고 주장한다.

“쾌락주의 문제의 중심은 그것의 우상숭배다. 쾌락은 창조된 선이지만, 쾌락주의는 창조주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쾌락에서 찾는다”(바솔로뮤).

전 2:12-23

이 단락에서 코헬렛은 지혜와 ‘무의미한 어리석음’을 관찰한다. 그는 지혜가 우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서두에서 말하지만(13-14a절) 그의 관찰은 그것도 유익이 없으며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말한다. 그의 관찰의 핵심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지혜자나 우매자의 죽음이 매 한 가지라는 것이다(14b-16절). 죽고 나면 지혜자도 우매자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며(전 1:11), 지혜자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 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16-17절). 그 수고의 결과는 그저 다음 사람에게 넘겨질 뿐이다(18-21절). 그러므로 지혜자의 모든 수고는 유익이 없으며 슬픔뿐이고 “큰 악[라으]”이라고 평가한다(21b-23절). 죽음의 문제는 전도서 12:1-7에 이르기까지 코헬렛이 계속해서 씨름하는 주제다.

전 2:24-26

‘~보다 나은 것이 없다’[엔 토브]는 관용구는 전도서에 총 네 번 등장한다(전 2:24, 3:12, 22, 8:15). “먹고 마시며 수고를 즐기는 것”에 대해 로더(Loader)는 자포자기식의 쾌락주의로 보았으나(cf. 고전 15:22), 바솔로뮤는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 폰 라드(Von Ra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코헬렛은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자비로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

26절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는 표현은 코헬렛의 씨름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계속되는 탐구 (3:1-6:9)

전 3:1-8

머피(Murphy)는 이 시가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며 인간의 통제 너머에 있음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결정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이 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과 상호연관되는 좋은 때를 말한다(11절). 5절의 “돌을 던지고 거둘 때”는 건축과 관련된 언급인 것 같다.

전 3:9-11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는 코헬렛이 처음부터 제시한 질문이며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는 계획적인 질문이다(전 1:3, 2:22). 코헬렛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하셨음을 관찰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11절)고 할 때, “사람”과 “사모하는”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다(cf. 송민원은 NASV를 따라‘사람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 영원을 주셨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원”[하올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세상’ ‘과거와 미래의 의미’ ‘지속의 의미’ ‘무지’ 등. 문맥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사람에게 영원에 대한 의식(혹은 개인의 삶을 훨씬 뛰어 넘는 긴 시간 의식)을 주셨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 3:12-15

코헬렛은 자신이 던진 질문(9절)에 대답한다. “내가 알았다.”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한 보람으로써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2절의 “선(좋은 것)을 행하는 것”은 문맥상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바솔로뮤는 11절에 이어 14절에 “영원”[올람]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이 정해진 세상에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은 철학자들이 기원과 목적이라고 부를 큰 그림이 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코헬렛의 문제는 인간이 이 ‘지속’의 큰 감각에 이를 수 없다는 데 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더하신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활동이 제때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전 3:16-22

“그러나 여전히” 코헬렛은 삶이 선하며 긍정적임을 안다. 그러나 현실에서 관찰되는 악은 여전히 그를 고뇌에 차게 한다. 코헬렛은 현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관찰하지는 못한다.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17절)을 소망한다. 18-20절은 17절과 모순된 방식으로 병렬된다. 코헬렛은 불의에 대한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두 반응을 마음 속에 두고 있다. 결국, “코헬렛이 관찰하는 불의는 그에게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바솔로뮤).

21절과 22절 하반절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다룬다. 전도서 12:7은 사람의 영혼[루아흐]이 하나님께 되돌아간다고 선언한다. 여기서는 코헬렛의 “자율적 인식론”(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철학하는)에 비추어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코헬렛은 인간 세상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17절)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22절)이 복되다는 것을 고백한다.

전 4:1-3

코헬렛은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불의에 이어 사회에 나타나는 학대를 관찰한다. 그는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음을 한탄한다(cf. 애 1:2, 9, 16, 21). 그는 말하기를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나으며 그보다 아예 출생하지 않은 자 즉 악을 보지 않은 자가 더 낫다고 한다(cf. 욥 3:3-5, 렘 20:18).

전 4:4-6

“내가 또 본즉”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코헬렛은 시기(즉 경쟁심)에서부터 모든 수고와 기술들이 나온다고 봤다(표준 새번역,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코헬렛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가지고 “쉼”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함으로, 마치 “우매자”가 더 지혜로운 것 아닌가 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전 4:7-12

코헬렛은 또 헛된 것(수수께끼)을 보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벌거나 소비하지 않는 혼자인 사람이 부를 축적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헛되며 “악한 일”이다. 반면 더 적게 모을 지라도 두 사람(공동체)이 함께하면 “선한/복된 삯”(9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코헬렛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공동체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가 보는 것은 수많은 고독한 개인들이다.

전 4:13-16

여기서 코헬렛은 “전통적인 지혜”를 표현하는 잠언으로 시작한다.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선택해야 한다면, 완고한 왕보다는 가난한 지혜자가 낫다. 코헬렛은 가난했지만 지혜로 왕의 뒤를 이은 젊은 지혜자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혜자도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 추종자를 잃는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 5:1-7

이 단락은 학대, 경쟁에서 나오는 노동, 공동체의 부재, 그리고 선한 통치의 문제에 관한 관찰(4장)에 이어진다. 1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걷는 것을 경고한다. 2-6절은 섣부르게 서원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cf. 신 23:21-23). 3절의 “걱정(노고)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표현은 과로가 잠을 설치게 한다는 뜻이다. 7절에서도 “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꿈과 말이 많은 것을 경고한다. 코헬렛은 예배와 서원에 관련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한다.

전 5:8-9

이 구절은 이미 전도서 4:1-3에서 관찰했던 학대 주제를 다룬다. 이어지는 재물 추구 주제는 종종 이러한 학대의 원인이 된다. 8절의 “더 높은 자”가 있다는 표현은 권력의 사다리에 올라 갈 수록 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절의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는 “왕도 밭의 소산을 경작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권력의 최고직인 왕은 백성이 땅을 뺏기지 않고(학대받지 않고) 농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현실을 보고 있다.

전 5:10-17

부정한 방법으로 큰 부를 소유한 자들의 허무함을 묘사한다. 그들은 많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며 잠도 자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며 죽을 때에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다(15절). 13절의 “폐단”과 16절의 “불행”은 같은 단어 [할라]로 “병들다, 슬퍼하다, 유감스럽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 5:18-20

큰 소유의 헛됨을 이야기한 후 코헬렛은 다시 한번 인생의 소소한 낙(선함)을 즐기는 것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20절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17절의 “많은 근심”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즐긴다는 긍정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18-20절은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않는다.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다. “학대와 불의”(8절)가 현실이라면 어떻게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18절)과 “수고함으로 즐거워”(19절, cf. 신 12:7)하는 것이 가능한가? “코헬렛의 씨름은 이 측면들의 긴장을 어떻게 푸느냐이다”(바솔로뮤).

전 6:1-9

이 단락은 5:10-17의 재물 추구 주제를 이어간다. 여기서 코헬렛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헛된 것(수수께끼)이며 “악”[라으]이다. 만일 사람이 수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선/행복”[토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만 못하다(3절). 낙태된 자는 최소한 수고함 없이 “평안/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다(5절, cf. 전 4:6). 모든 사람은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가며 사람의 수고로는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6-7절).

8절에서 코헬렛은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전통 지혜는 지혜자가 부유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기서 코헬렛의 ‘지혜’ 사용은 분명히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문맥은 재물을 찾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책 전체는 되풀이해서 이런 종류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 하기 때문이다”(바솔로뮤). 바솔로뮤는 9절의 “공상”을 “삶을 지나가게 하는 것”(the passing of life)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코헬렛의 지혜로운 충고 (6:10-12:7)

전 6:10-12

코헬렛은 “해아래 새것이 없다”(전 1:9)는 견해를 반복한다. 10절의 사람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암시하며 창조 질서 앞에 사람의 한계를 언급한다. 사람은 그림자 같을 뿐이다.

전 7:1-10

이 잠언들은 역설적이다. 명예가 재물보다 낫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1절). 모든 이들이 죽는다면(2절) 명예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지혜자는 “애곡의 집”에 마음을 두지만(4절) 우매자는 헛된 웃음만 즐긴다. 7절은 지혜자도 탐욕으로 부패할 수 있음을 말한다.

8-9절은 인내에 대해 강조한다. 현실을 보며 끝까지 참지 못하고 급하게 노를 발할 수 있다. “옛날이 좋았다”(10절)는 한탄은 의미 없다. 비참한 현실에서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전 7:11-13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고(13절), 왜곡되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생명의 지혜”를 붙드는 것이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잠 9:10, 전 5:7).

전 7:14-18

13절은 세상을 굽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관찰하라는 훈계를 했었다. 코헬렛은 이어서 세상이 “굽어” 있다면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성찰한다. 그는 둘 사이의 중도를 택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16-17절). 이는 잠언의 가르침과 분명히 모순되지만(잠 3:7, 4:27, 8:13) “실제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코헬렛에게 이것은 현실일 뿐이다”(바솔로뮤). 샤오(Seow)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헬렛은 그저 현실을 진술하고 있다. 곧 ‘하나님 경외’는 의로움-지혜와 사악함-어리석음과 더불어 삶에서 계속될 것이다.”

전 7:19-22

19절은 전통 지혜를 인정하는 잠언이지만 곧바로 20절의 서술로써 뒤집힌다. 결국, 어떤 지혜자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17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의로움과 죄는 함께 간다. 21-22절은 모든 사람이 죄(남을 저주하는 말)가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전도서 7:20은 로마서 3:10에서 인용된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롬 3:23)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진술한다. “실제로 이것은 굽게 된 것을 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바솔로뮤).

전 7:23-29

코헬렛은 지혜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지혜는 코헬렛에게서 멀리 떨어져 숨겨져 있다. 그러나 그중 코헬렛이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은 음녀에 대한 것으로 잠언 5:1-6에 비교되는 ‘쑥 같이 쓴” 여자이다(2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녀를 피하지만,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힌다.

27절은 1:1-2과 12:8-14의 틀 이야기를 제외하고 “전도자가 이르되”라는 말로 화자의 음성이 나오는 유일한 곳으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코헬렛은 지혜자 한 명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여자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28절). 바솔로뮤는 여기서 “여자”는 잠언 1장의 “지혜 여성”이며 결국, 코헬렛이 “지혜로” 지혜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코헬렛은 지금 지혜를 탐구하는 방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역설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꾀를 낸 사람들”이다(29절).

전 8:1-9

이 단락에서 코헬렛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탐구한다. 1절에서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호의와 자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관용구다(cf. 잠 16:15).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며 왕은 그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왕을 거역하지 않으며 왕의 명령을 지킨다(cf. 잠 24:21-22). 물론 코헬렛은 잠언에서 가르치는 왕에 관한 전통적 지혜(잠 16:12-15, 20:28)를 염두에 두고 있다.

6절 하반절의 “사람에게 임하는 화(악/재앙)가 심함이니라”는 표현은 전통적 지혜를 뒤집는다.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결국은 사람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며, 지혜자나 악한 자나 미래에 닥칠 일을 피할 수 없음을 언급한다.

전 8:10-17

이 단락은 앞선 단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코헬렛은 자신이 “아는 것”(12-13절)과 실제 “본 것” 사이에 괴리를 표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되며 악인을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심판이 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더욱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11절, cf. 창 6:5). 도리어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14절). 코헬렛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고 선언한다(17절).

14절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된 세상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코헬렛의 내면의 투쟁은 끝나거나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다.

전 9:1-10

1절은 “왜냐하면,(혹은 정말로)”으로 시작한다. 코헬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전통적 견해를 안다. 그러나 그의 경험적 관찰은 잠언 3:33의 가르침(“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을 뒤집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특별히 그 죽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3절). 4절과 5절은 산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는 전도서 6:1-6과는 대조된다.

7절에서 10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또 다른 권유가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한다. 먹는 것과 입고 치장하는 것(cf. 흰 옷과 기름은 기쁨의 상징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10절은 노동을 긍정하지만 스올의 텅 빈 실제와 더불어 제시된다. 사실 즐기라는 권고도 “모든 헛된 날에”라는 문맥에서 제시됨으로 역설적이다.

전 9:11-12

“내가 다시 보니”라는 표현은 초점이 이동된 것을 암시하지만 여전히 이야기의 맥락은 같다. 11절은 2절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는 것을 예들을 통해 강조한다. 또한, 12절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재난의 그물”과 새들의 올무를 비유로 누구에게든지 재앙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문제는 이 재앙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6:13에서 바울은 자기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고 권면한다... 바울은 악한 날은 그 자체의 본질에서 느닷없이 닥치며, 사람들은 갑자기 거기서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것에 늘씬하게 두들겨 맞기보다 그것을 이겨 내고 설 수 있는 원천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코헬렛 내면에 끔찍한 긴장을 만들어 내는 선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코헬렛 이해의 핵심이다”(바솔로뮤).

전 9:13-18

코헬렛은 또 지혜를 관찰했다. 여기서 지혜는 또 역설적으로 쓰인다. 왜냐하면, 코헬렛의 관찰은 전통적 지혜를 뒤집기 때문이다. 그는 지혜가 힘보다, 무기 보다 낫다고 말하지만(16, 18절, cf. 잠 24:3-7),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며 멸시받는다(15-16절). 결국,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죄인이 영향을 끼칠 뿐이다(18절).

전 10:1-20

이전 단락에 이어 지혜 주제를 다룬다. 특별히 왕과 정부에 관련하여 지혜자와 우매자의 처신을 이야기한다. 여기서도 전통적 지혜로 시작하지만 그 전통적 접근을 뒤집는 역설적 비꼬기를 한다. 1절의 “난처하게”는 “값지게”로 번역되어야 한다. 1절은 곧 지혜가 우매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다. 전도서 10:2-4은 전통적 지혜의 관점이다. 그러나 전도서 10:5-7에서는 전통적 지혜를 해체하는 관찰이 이어진다. 통치자의 허물이 빚은 결과로 우매자와 종들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우매자가 다스리면 4절의 지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전도서 10:8-9은 전통적 지혜에 초점을 맞춘다(cf. 잠 26:27). 그러나 동사의 미완료형은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전통적 지혜가 정확하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낸다. 전도서 10:10은 연장의 날을 갈아야 함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9절의 지혜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곧 나무를 쪼개다가 위험을 당한다면 차라리 무딘 연장이 유익할 것이다. 코헬렛은 의도적으로 지혜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통적 지혜를 비튼다. 전도서 10:11은 실용적 지식과 기술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전도서 10:12-15는 전반적으로 전통적 견해를 표현하며 우매자의 말과 행위를 비판한다. 그러나 14절 하반절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매자와 지혜자의 말의 결과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마지막 단락(전 10:16-20)은 더 구체적으로 왕과 정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전통적 지혜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19절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응답하느니라”는 전통적 지혜를 뒤집는다. 결국,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돈이다. 19절은 16절의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화가 있다”는 말에도 도전한다. 20절은 전통적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왕과 부자(돈 많은 자)의 비유를 건들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결국, 전통적 지혜는 물질만능주의인 이 현실에서 여전히 통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전 11:1-6

이 단락의 핵심은 5절 하반절과 6절 하반절이다.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1절은 해석의 논란이 있다. 제롬과 타르굼 역은 자선 행위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반면 델리취, 롱맨 등은 2절과 함께 행상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절은 재앙이 무작위로 일어나며 통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5절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히(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4, 6절). 재물이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전 10:19 하반절)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전 11:7-12:7

“이 단락은 여전히 삶의 깨짐과 깊게 접촉하고 있지만, 즐거움을 확신하는 것과 끊임없이 삶의 수수께끼 같음에 맞서 치닫는 것 사이에서 느끼는 코헬렛의 고통스러운 긴장에서 탈출하는 길을 보여 준다. 이 수수께끼 같음은 코헬렛의 탐구 여정 내내 그를 괴롭혔다”(바솔로뮤).

전도서 11:7은 “빛은 달콤하다”라고 하며 해 아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어서 8절에서는 삶에 어려운 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삶을 항상 즐거워하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명령은 9-10절에도 계속된다. 코헬렛은 “즐거움과 수수께끼를 모순되게 나란히 두었던 것의 해결을 향해 나아간다.” 그 해결책은 기억하라는 명령을 병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cf. 8절의 “생각할지로다”는 원어로 “기억하라”는 동사다). “다가올 모든 일은 더는 수수께끼 같지 않다”(바솔로뮤).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전 11:9, 12:14),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전 12:1). 이것은 코헬렛이 지금껏 씨름해온 갈등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단계다. 이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끈다(cf 전 5:7, 12:13).

롱맨은 9절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권고와 “심판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샤오(Seow)는 탈무드를 인용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즐기는 데 실패한 것을 두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전도서 12:1-7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읽기로 나뉜다.

(1) 풍유적 읽기: 예를 들어 델리취는 ‘해=영,’ ‘빛=생각,’ ‘달=혼,’ ‘별=오감,’ ‘구름=질병’으로 해석한다.

(2) 문자적 읽기: 테일러와 애넛(Anat)은 2-5절을 장례식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며 6-7절처럼 그냥 나이 들어 죽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연관 짓는다.

(3) 상징적 읽기: 바솔로뮤는 코헬렛이 종말론적인 것(우주적 규모의 재난)을 암시한다고 본다(cf. 사 5:30, 암 8:9, 겔 39:4, 렘 1:9-12).

전도서 12:7의 “영/숨”[루아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전 11:9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한다.

“이 심판이 실제이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한다. 코헬렛은 신약 계시 이전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물인 삶이 하나님 곧 영원한 집으로 돌아감을 대략적으로 그린다(전 12:5)... 그는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얻지 못하고서도 삶의 신비로움을 살아가는 방식을 찾았다. 그는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계시된 것과 같은 희망과 우주적 회복의 상세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 여호와 경외에서,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서 굳건한 기초를 찾았다. 코헬렛이 그토록 혹독하게 추구하는 죽음의 불가사의를 푸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으로 죽음을 이기신 일이 될 것이다”(바솔로뮤).






제3부 틀 이야기: 에필로그 (12:8-14)


틀 나레이터의 평가 (12:8-12)

전도서 12:8에서 화자는 주제를 재진술하며, 1장 2절과 함께 이 책의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 8절의 “헛되다/수수께끼같다”는 진술은 코헬렛의 탐구 여정을 암시하는 책 제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의 결론은 아니다.

“코헬렛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진 타락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의 헛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는 삶을 긍정하기도 하며, 이 긴장을 자기 여정의 결론에서 다름 아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의 훈계를 통해서 해결한다. 따라서 전도서가 드러내는 헛됨은 모든 면에서 창조주에게 의지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아우르는 의미를 찾으려는 헛됨이다”(크레이그 바솔로뮤, p.167).

화자는 코헬렛(전도자)을 긍정적으로 지혜롭다고 묘사한다(9-10절). 폭스와 롱맨과 다르게 바솔로뮤는 11절의 “한 목자”를 즉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12절은 11절에서 언급된 지혜의 전통에서 벗어난 지혜를 찾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12:13-14)

전도서 12:13-14에서 화자에서 코헬렛의 탐구의 궁극적 결론을 요약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명령의 동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성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참으로 살아 있으며 충만한 인간성을 향한 길 위에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만 가능하다”(바솔로뮤). 명령의 동기가 되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도서 11:9, 12:1-7과 연결된다. 하나님 경외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전도서가 다다른 목적지이다.









아가

성경 해설


아가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아가서는 구약 성문서에 속한 지혜문학적 사랑의 노래다. 욥기와 전도서가 고난과 허무 속에서 지혜의 한계를 묻고, 시편과 잠언이 하나님 앞의 예배와 일상의 지혜를 가르친다면, 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몸의 아름다움을 시적 언어로 노래한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표현이 거의 없어도 창조·혼인·욕망·기다림·상호성·충실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증언한다. 성을 우상화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언약적 책임과 적절한 때 안에서 기뻐하도록 가르치는 정경의 지혜다.




2. 책명

히브리어 제목 ‘노래 중의 노래’는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최상급 표현이다(1:1). 전통적 한국어 명칭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며,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라는 표제 때문에 ‘솔로몬의 아가’라고도 부른다. 영어 Song of Songs와 Canticles도 같은 뜻이다. 책명은 이 작품이 단순한 연애 기술서가 아니라 정경 안에 보존된 탁월한 사랑의 시임을 드러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1:1의 ‘솔로몬의’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직접 썼다는 뜻, 솔로몬에게 속하거나 헌정된 노래, 솔로몬과 관련된 노래로 해석될 수 있다. 솔로몬은 많은 노래를 지었고 아가서에는 왕궁·예루살렘·레바논과 풍부한 자연 이미지가 나타나므로 전통적 솔로몬 저작을 가볍게 배제할 필요가 없다(왕상 4:32-33;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아가서 서론). 다만 ‘솔로몬의’라는 문법만으로 모든 시의 직접 저자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랑의 시가 솔로몬 전승 아래 수집·편집되었다는 보수적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다(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리처드 S. 헤스, 『아가』 서론). 솔로몬 직접 저작이면 주전 10세기경이며, 편집 가능성을 포함하면 정확한 최종 연대는 확정하기 어렵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아가서는 왕궁과 목축지, 포도원·동산·예루살렘과 레바논을 오가며 연인과 예루살렘의 딸들, 마지막의 형제들이 말하는 사랑의 시들을 모은다. 특정 결혼식 한 번을 재구성하거나 솔로몬·술람미 여인·목자 사이의 삼각관계로 모든 장면을 연결하려는 견해도 있지만, 본문은 일관된 등장인물 명단이나 사건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다(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이언 프로반, 『전도서·아가』 서론). 첫 독자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이며, 목적은 몸과 성을 창조주의 선물로 받아들이되 욕망을 조급하게 깨우거나 사람을 소유물로 만들지 않고, 상호 기쁨·충실함·기다림 속에서 사랑의 힘과 한계를 지혜롭게 배우게 하는 데 있다(2:7; 8:4, 6-7).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아가서를 한 편의 드라마나 연속된 사건 기록보다 통일성을 가진 사랑의 시 모음으로 읽으며, 트렘퍼 롱맨 3세의 구분을 따라 표제(1:1)와 23편의 시로 나누어 해설한다. 큰 흐름으로 보면 1:1–2:7은 서로를 갈망하고 찬미하는 사랑, 2:8–3:5은 연인을 찾고 만나는 기다림, 3:6–5:1은 왕과 혼인·동산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는 연합, 5:2–6:3은 상실과 탐색 및 사랑의 재확인, 6:4–8:4은 서로의 아름다움과 소속을 노래하는 성숙, 8:5-14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의 결론이다. 화자는 여인과 남자, 예루살렘의 딸들 및 8장의 형제들로 구분하되, 모든 대사의 화자를 지나치게 확정하지 않는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아가서는 몸과 성을 악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매우 좋다’고 선언하신 창조 신학 안에서, 혼인 언약의 사랑과 친밀함은 감사히 누릴 선물이다(창 1:27-31; 2:18-25). 여인과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말하고 찾으며 기뻐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사랑은 일방적 지배나 소비가 아니라 상호적인 소속과 즐거움이다(2:16; 6:3; 7:10). 동산·샘·열매·향기 이미지는 에덴의 풍요와 닫힌 동산의 배타적 친밀함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4:12-16; 리처드 S. 헤스, 『아가』).

사랑은 아름답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강한 힘이다. 반복되는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는 후렴은 친밀함의 때를 조급하게 앞당기지 말라는 지혜이며, ‘죽음같이 강한 사랑’과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불꽃’은 충실한 사랑의 압도적 힘을 노래한다(2:7; 3:5; 8:4, 6-7).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결론은 몸과 관계의 상품화를 거부한다. 이 시적 찬미를 모든 결혼의 현실을 보장하는 약속으로 만들지 말고, 타락으로 상처 입은 관계가 지향해야 할 창조적 선함으로 받아야 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창세기의 혼인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남녀의 연합은 죄로 수치·지배·갈등을 겪지만, 아가서는 상호 기쁨과 신뢰가 회복된 사랑의 가능성을 노래한다(창 2:23-25; 3:7, 16; 아 4:12–5:1). 성경에서 혼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가 되고, 선지자들은 배신과 회복을 혼인 언어로 말한다(사 54:5-8; 호 2:14-23). 아가서의 인간 사랑을 먼저 존중하면서 정경 전체 안에서 읽을 때, 혼인의 선함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새 창조의 충만한 교제를 향하는 구속사적 표지가 된다(엡 5:31-32; 계 19:7-9).




8. 그리스도와 복음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을 모든 구절에서 곧바로 그리스도로, 여인을 교회로 바꾸는 세부 알레고리는 본문의 인간 사랑과 시적 문맥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창조의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리키는 신비로 읽으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어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고 선포한다(엡 5:25-32). 아가서가 노래하는 몸의 선함·배타적 충실함·값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죄로 훼손된 인간 사랑이 치유될 토대를 얻는다. 복음은 성을 부정하거나 신격화하지 않고, 몸과 관계를 구속하여 사랑이 자기희생과 신실함을 닮게 한다.




9. 읽는 방법

먼저 각 시의 화자와 이미지, 반복되는 후렴과 감정의 움직임을 따라 인간의 사랑에 관한 문자적·시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 고대 근동의 과장과 은유를 현대인의 외모 평가나 해부학적 암호로 바꾸지 말고, 모든 세부를 성행위나 영적 비밀로 환원하지 않는다. 아가서의 아름다움 찬미는 특정 체형·피부색·결혼 상태를 이상화하는 기준이 아니며, 독신자를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혼인 안의 성을 찬미한다는 이유로 욕망의 강요, 배우자 소유, 폭력이나 동의 없는 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아가서를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읽어 온 전통에는 성경 전체의 혼인 비유를 붙드는 통찰이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는 세부 대응은 피하고, 창조의 인간 사랑을 충분히 읽은 뒤 언약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경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리처드 S. 헤스, 『아가』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아가서 서론). 시의 개방성을 존중하되 사랑의 선함과 때, 충실함이라는 분명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

<특별 주제: 아가서는 알레고리인가 사랑의 노래인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아가서를 각각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알레고리로 폭넓게 읽었다. 이러한 전통은 아가서를 경건하게 읽고 정경 안에 보존하는 데 기여했지만, 머리카락·치아·향품 같은 모든 이미지에 별도의 영적 실체를 대응시키면 저자가 노래한 남녀의 사랑과 몸의 선함이 사라진다(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리처드 S. 헤스, 『아가』 서론). 반대로 아가서를 세속적 연애시로만 격리하면 창조주와 혼인 언약, 성경 전체의 신랑·신부 모티프를 놓친다.

따라서 문법적·역사적 의미에서는 혼인으로 향하는 남녀의 사랑을 우선하고, 정경적·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이 선한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안에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표지가 됨을 살피는 접근이 균형 있다(엡 5:31-32; 계 19:7-9;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아가서 서론). 이는 남자의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에게 직접 예언된 것으로 보는 알레고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혼인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정경적 적용이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아가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트렘퍼 롱맨 3세, 『아가』; 리처드 S. 헤스, 『아가』; 이언 프로반, 『전도서·아가』;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3권 아가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아가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사랑의 시작과 첫 초대(1:1-2:7)

표제(1:1)

1:1 솔로몬의 노래들 중의 노래

1절: 다른 지혜 문헌에도 표제가 나오는데(잠 1:1, 전 1:1), 흥미롭게도 솔로몬을 언급하거나 암시한다. “노래들 중의 노래”라는 표현은 흔히 최상급을 가리킨다. “노래”[쉬르]는 장르를 가리키지만 그 의미가 광범위하다. “솔로몬의”라는 표현은 반드시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에 관련된”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표제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지혜 전통과 관련시키기 위해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솔로몬은 아가에서 세 번만 언급되며(1:5, 3:6-11, 8:10-12), 그가 시모음집 중 일부를 작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트렘퍼 롱맨의 구분을 따라 총 23편의 시를 살펴볼 것이다. 이 시들에는 연인인 남자와 여인 그리고 합창을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형제들”(8:8-9)의 목소리만 나온다.

1장: 시 1 여인의 추구(1:2-4)

2 (여인) 그로 하여금 그의 입의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맞추게 하라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3 당신의 기름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기름이요

그러기에 어린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지요

4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달려요!

왕이 그의 침실로 나를 데려갔네요

(예루살렘의 딸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찬양합니다

(여인)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2절: 첫 번째 노래(시)는 남자를 향한 한 여인의 욕망(그 남자와 연합하려는 욕망)을 표현한다. 이 여인은 아가에서 주도권을 갖는데 이러한 특징은 고대에서는 파격적이었을 것이다. 아가의 등장인물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 여인은 모든 여인을 대표하며 남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여인은 남자의 사랑(성적 사랑)을 포도주, 즉 진하고 관능적이며 중독적인 액체의 맛에 비유하며 그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

3절: 여인은 이어서 남자의 향(오드콜로뉴, cologne)을 찬양한다. 남자의 명성도 뛰어나다. 모든 “어린 여인들”(처녀들)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 그들은 이 여인의 선택을 확인해 준다.

4절: “왕”은 반드시 솔로몬을 지칭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는 시적 표현으로 자신의 연인을 “왕자님”으로 부르는 것이다. 7절에서는 이 남자를 “목자”라고 부르지만 이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시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침실”은 두 남녀의 은밀한 공간으로(cf. 욜 2:16) 여인이 “혼인 관계 안에서” 이 남자와의 내밀한 성적 연합을 욕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는 것을 “어린 여인들”이 축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f. 여기서 롱맨은 포프, 긴즈버그, 폭스의 ‘세 인물극’-아가서를 세 인물이 등장하는 극으로 보는-관점을 배제한다). 합창단은 아가 전체에 걸쳐 자주 이 여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여인이 남자의 사랑스러움을 확언하는 것으로 끝난다.

시 2 검으나 아름다운(1:5-6)

5 (여인)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게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6 내가 거므스레하다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

해가 나를 태웠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며 포도원을 지키게 했는데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5절: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처녀들)에게 자신의 검어진 피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름답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도시가 아닌 시골 소녀이며 노동자나 하층 계급일 것이다. “게달”은 수리아-아라비아 사막 출신의 유목민 중 한 부족이다. 아마도 자신의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 같다. “솔로몬의 휘장들”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상징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평행법에 기초하여 “솔로몬”을 “살르마”로 읽는데, 이는 남아라비아의 한 부족을 의미한다.

6절: 여인은 자신의 피부(안색)가 검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포도원에서 일해야 했다. 그녀는 그것을 변명한다. “포도원”은 아가서 전반에 걸쳐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절은 포도원에서 여인이 했던 일 때문에 자신의 매력을 돌볼 수 없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아마도 형제들은 자기 누이의 성적 영역에 관해서 의심하는 것 같다(cf. 8:8-9).

시 3 밀회로의 초대(1:7-8)

7 (여인) 내게 말해주세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어디서 당신이 양 떼를 먹이며

어디서 당신이 정오에 양 떼를 눕게 하는지요

왜 내가 당신의 동료들의 양 떼들 주위에서 얼굴을 가린 여인처럼 있어야 합니까?

8 (남자) 여인들 중의 아름다운 이여 만일 당신이 알지 못하면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서

목자들의 처소 곁에서 당신의 새끼 염소를 치시오

7절: 여인은 다시 남자(“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에게 말한다. 여인의 질문은 이 남자와의 교제를 향한 갈망을 드러내는데, 언어는 두 사람의 만남을 타인에게 숨기는 것에 관심을 표현한다. 여인은 남자가 어디에 있을 지를 알기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이 남자의 남성 친구들 사이에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 너울을 쓴 채로 이 남자를 좇아야 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여인은 남자가 이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해석자들은 너울을 쓰는 것을 매춘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이 “창녀처럼 있어야 겠냐”고 묻는 것으로 보려 하지만 지나친 해석이다(cf. 4:3).

롱맨은 시에 등장하는 여인과 남자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목자는 왕처럼(1:4) 낭만적 장면을 유발하기 위한 시적 창조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인의 남자가 어떻게 왕이면서 동시에 목자일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 혹은 ‘세 인물극’으로 풀어가려는 억지를 낳는다(4절 해설 참고).

8절: 이 시는 숨바꼭질처럼 장난스럽고 관능적인 놀이로 읽힌다(cf. 8절을 여인들의 합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남자는 여인을 여인들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이어지는 절에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자신이 있을 위치를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모호한 대답은 아마도 더 깊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남자는 여인에게 단지 자신을 좇아 올 계략만 말해 준다. 양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들로 나가서 목자인척 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여인의 진정한 의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시 4 아름다운 암말(1:9-11)

9 (남자) 파라오의 전차들 안에 있는 암말에 내가 당신을 비교하오

내 사랑[라야]

10 당신의 뺨은 귀걸이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당신의 목은 목걸이로 (아름답구려)

11 은을 박아 넣은 금 장신구들을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 주겠소

9절: 포프(Pope)는 전쟁시에 전차를 끄는 말들의 공격을 훼방놓기 위해 풀어 놓는 ‘발정기의 암말’을 상기시키며, 남자가 이 여인에 대해 많은 남자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여 표현한다고 본다. 남자는 여인을 “내 사랑[라야]”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아가에만 나오며 9번 모두 여인에 대한 애칭으로 사용된다(cf. 1:15, 2:2, 10, 13, 4:1, 7, 5:2, 6:4). 여인이 남자를 부르는 애칭 “내 사랑[도디]”에 대해서는 13절의 해설을 보라.

10절: 여인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여인의 장신구들(귀걸이와 목걸이)로 고조된다(cf. 4:7, 7:1). “장신구들”[토르]은 11절에도 나온다.

11절: “우리가”라는 복수형으로 인해 남자들의 합창으로 보기도 하지만, 롱맨은 이 남자가 스스로 ‘여인을 위한 장신구 제작자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한다. 남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한 층 더 드러내는 일에 헌신되기 원한다.

시 5 친밀한 향기(1:12-14)

12 (여인) 왕이 그의 소파에 있는 동안

내 나도향이 그 향기를 내는구나

13 내 사랑[도디]은 내게 몰약 향주머니요

내 유방 사이에서 밤을 지새우네

14 내 사랑[도디]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헤나 꽃송이로다

12절: 이 시는 남자를 향한 칭찬의 노래다. 여인은 지금 남자가 자신의 나도향(4:13)을 맡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에 있다. “왕”에 대해서는 1:4의 해설을 참고하라. 여인은 달콤한 향기로 왕을 흥분시키고 있다.

13절: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내 사랑[도디]”라고 부른다. 이 애칭은 아가서에 총 33번 나온다. 같은 단어가 때로는 남자/여인의 성적 사랑(애정) 혹은 남자의 몸(매력)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cf. 1:2, 4, 4:10, 7:12).

여인은 자신의 연인을 자신의 유방 사이에서 밤을 새우는 몰약 향주머니로 상상한다. 이 구절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Cyril)가 두 유방을 신약과 구약으로, 몰약 향주머니를 그리스도로 해석함으로써 알레고리적 해석의 상징적인 구절이 됐다.

14절: 여인은 남자를 엔게디에 있는 헤나[코페르] 꽃송이에 비유한다. 이는 자의 상쾌한 향기를 강조한다. “엔게디”는 사해 서안, 곧 유다 광야 동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주변 풍경은 황량하지만 이곳만은 폭포와 강이 있는 매력적인 오아시스다. 여인은 엔게디와같이 숨겨지고 사적이며 낭만적인 장소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남자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시 6 야외에서의 사랑(1:15-17)

15 (남자) 아, 당신은 아름다워요 내 사랑[라야]

아,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의 눈은 비둘기라오

16 (여인) 아, 당신은 아름다워요 내 사랑[도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의 침대는 얼마나 푸른지요

17 우리 집의 들보들은 백향목들이고

그 서까래들은 잣나무들이예요

15절: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찬양과 욕망의 노래에 똑같이 답한다. “내 사랑[라야]”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비둘기는 성관계 또는 성관계를 하자는 유혹의 상징으로 나타나곤 한다. 여기서 비둘기는 여인의 매혹적인 눈빛을 떠올리게 만든다(cf. 4:1).

16절: 여인이 “내 사랑[도디]”에게 같은 말로 화답한다. 이어서 두 사람이 있는 곳(아마도 시골)을 침대로 그린다. “푸르다”는 무성하고 녹색이며 사치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나무를 묘사할 때 쓰인다. 롱맨은 여기서 이 표현이 비유적이며 성읍과 대조되는 사적인 장소로써 시골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17절: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은밀한 장소(숲속)를 “집”으로 묘사한다. 두 사람은 상쾌한 향을 내는 백향목과 잣나무들에 둘려 쌓여 있다.

2장: 시 7 꽃과 나무(2:1-7)

2:1 (여인) 나는 샤론의 한 송이 수선화요

골짜기들의 한 송이 백합화예요

2 (남자) 가시덤불들 사이에 백합화처럼

소년들 사이에 내 사랑[라야]이 있소

3 (여인) 숲의 나무들 사이에 사과나무처럼

소년들 사이에 내 사랑[도디]이 있네요

그 그늘을 내가 탐하며 거기에 내가 머무니

그 열매는 내 입 안에 달콤하구나

4 그가 나를 포도주집으로 데려왔고

나를 위한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죠

5 건포도 케이크로 나를 기운나게 하고

사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으로 쇠약해졌기 때문이예요

6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 팔은 나를 안고 있네

7 가젤들이나 들사슴들을 두고

내가 너희를 맹세케 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 원할 때까지

너희는 그 사랑을 깨우거나 흥분시키지 마라

1절: 여인은 자신을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하지만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보다는 자신은 그저 수많은 꽃들 중에 평범한 한 꽃일 뿐이라고 말한다. “수선화”[하밧첼레트]는 전통적으로는 장미로 번역되지만 칠십인역은 그저 꽃으로 번역한다. “백합화”[쇼샨나]는 아가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는 백합화의 한 종류로 이 꽃이 담고 있는 온갖 성애적 함축을 암시한다.

2절: 남자는 여인의 자기 비하적 표현을 반박한다. 그는 “만약 당신이 흔한 꽃이라면 당신 주위의 모든 여자들은 가시덤불일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 있어서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며, 유일하게 바라볼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3절: 여인은 남자의 칭찬에 힘입어 화답한다. 남자는 숲 속에 있는 흔한 나무들 사이에 매혹적인 향을 가진 매혹적인 나무다(cf. “사과나무”[탑프아흐]의 정확한 정체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이는 모과를 의미한다고 하고 포크 Falk는 “달콤한 과일나무”로 번역한다). 여인은 남자의 품(그늘)에 안겨 정교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 롱맨은 “그의 열매를 맛보았다”는 표현이 육체적 결합을 암시한다고 본다.

4절: 여인은 남자가 자신을 “포도주를 마시는 장소”(포도주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한다. 아가에서 포도주는 성적 사랑과 관련을 가진다(cf. 1:2, 4:10, 7:9). “깃발”은 전장을 떠올리게 하며 그 효과는 이 남자를 젊고 박력 있는 왕으로 보게 한다. 또한, 이 은유는 남자가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함을 표현한다. 한편 게를레만(Gerleman)은 아랍어 동족어를 기초로 깃발이 술 마시는 잔치자리 바깥에 세워진 표징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5절: 여인은 남자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기운이 다했지만 정교를 이어가기를 원한다. 건포도 케이크와 사과는 육체적인 영양분 이상을 제공할 수 있고, 정력제 또는 최음제로 이해될 수도 있다. 건포도 케이크와 관련하여 이교도의 제의적 성행위를 연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한편 “사랑때문에 쇠약해졌다/병이 났다”는 표현은 5:8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는 성적 행위에 의해서 기진맥진해졌음을 의미하기보다(롱맨은 그렇게 해석한다) 사랑에 대한 욕망때문에 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낫다(cf. 5:8의 문맥을 보라).

6절: 남자는 자기 팔 안에 여인의 머리를 받치고 있으면서 여인의 위로 손을 뻗어 여인을 자신에게 끌어 당겨 안는다. 이는 여인과 더 사랑을 나누려는 욕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7절: 이 단락은 여인이 자기의 청중, 곧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증인들을 불러 맹세케 함으로써 절정을 이룬다(cf. 이 후렴구는 3:5과 8:4에서 반복된다). “가젤과 들사슴”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사랑의 여신과 관련있는 동물이었다. 롱맨은 “가젤들이나 들사슴들”[비츠바오트 오 베아일로트 핫사데]은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만군의 (여호와)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베YHWH 츠바오트 오 베엘 샤다시]의 음가로 기교를 부린 거이라고 본다.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에게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 장난삼아 혹은 억지로 그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피어나기를 기다려야지 재촉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사랑의 기쁨과 그 환희에 대한 각성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문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커플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라기보다 위의 사실을 가리킨다. 사랑은 그처럼 강력한 감정이고, 오용하면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 사랑의 기쁨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사랑이 선택하는 파트너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사랑이 올 때만 발생할 수 있다.” (리처드 헤스)




찾아오는 사랑과 그리움(2:8-3:5)

시 8: 봄의 시(2:8-17)

8 (여인) 내 사랑[도디]의 소리로다 보라 그가 온다

산들을 넘으며

언덕들을 뛰어넘어 (오는 구나)

9 내 사랑[도디]은 가젤 혹은

어린 사슴과 같아라

이제 그가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쳐다보며

창살을 통하여 엿보는구나

10 내 사랑[도디]이 대답하여 내게 말한다

“일어나시오 내 사랑[라야] 나의 아름다운 이여 오시오

11 보시오 참으로 겨울이 다 지나고

비도 다 사라졌소

12 꽃들이 그 땅 위에 피어나고

노래할 때가 되어

멧비둘기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린다오

13 무화과나무는 그 푸른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들은 꽃이 향기를 낸다오

일어나시오 내 사랑[라야] 나의 아름다운 이여 오시오

14 절벽 은밀한 곳 바위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오

내로 하여금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오

참으로 당신의 소리는 감미롭고

당신의 얼굴은 사랑스러워요”

15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작은 여우들을

꽃순이 핀 우리 포도원들”

16 내 사랑[도디]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라

그는 백합화들 사이에서 양 떼를 먹이는도다

17 그날 바람 불고 그늘들이 도망하기까지

돌아와요 내 사랑[도디]이여

베데르 산들의 가젤이나 어린 사슴처럼

8절: 여인은 사랑하는 이가 오는 것에 대한 흥분감과 기대감을 드러낸다. 남자는 “가젤과 사슴”(9절)처럼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산들과 언덕들”을 넘어 빠르게 뛰어온다. 남자의 여인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볼 수 있다.

9절: “가젤과 어린 사슴”은 2:7에도 등장하는데 7절에서는 둘 다 복수로 암컷을 가리키며, 여기와 인크루지오를 이루는 17절에서는 둘 다 단수로 수컷을 가리킨다. 흥분하며 달려온 남자는 여인의 집에 다다라서 조심스럽게 여인을 응시하며 엿본다.

10절: 여기부터 14절까지는 여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남자의 말이다. 창넘어로 여인을 애타게 바라보는 남자는 여인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한다.

11-13절: 겨울은 가고 봄은 왔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유일하게 겨울(10월-4월)에 비가 온다. 비도 지나갔고 꽃이 피고 멧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들도 그 꽃향기를 낸다. 다시 한번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재촉한다. 일어나 나오시오!

14절: 10절과 13절이 “일어나시오 내 사랑 나의 아름다운이여 오시오”라는 표현으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남자의 말이 종결된 듯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여자를 향한 초청을 이어간다. 남자는 여인을 보기 원하며 그녀의 목소리 듣기를 갈망한다. 여기서 “비둘기”(cf. 1:15의 해설을 참고하라)는 “외딴 곳에 숨거나 은밀하게 둥지를 만드는 재능”을 가진 새로써, 여인으로 하여금 숨은 곳에서 나오길 원하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여인을 향한 갈망은 장애물을 만날 수록 더욱 커진다.

15절: 여우를 잡아라! 여우는 남녀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다(그것을 특정하려는 것은 많은 추측을 낳을 뿐이다). 문맥상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의아하지만(cf. 헤스는 이 절이 남자의 말에 속하는지 여인의 대답에 속하는지에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절을 남녀가 함께하는 말로 이해한다), 어쨌든, 둘 사이에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시에서 계속 이어진 개념이다(담, 창문-9절, 절벽, 바위틈-14절). 여기서 “포도원”은 연인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7:12)을 대표한다.

16절: 여인은 소유의 언어를 사용하여 사랑의 연합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언약 형식구와 비슷하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렘 7:23, 11:4, 겔 34:30).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적 연합의 개념을 잘 반영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거의 비슷한 형식이 6:3, 7:10에서도 나타난다.

“이 남자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다”는 표현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cf. 6:1-2).

17절: 시간 때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인은 남자와 밤새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녀는 남자에게 “가젤과 어린 사슴”처럼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이는 남자의 관능성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보여 준다. “베데르”는 단지 지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아마도 성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일 것이다(롱맨의 주석 160페이지를 참고할 것). 헤스는 여인의 말을 “돌아서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여인은 아직 남자와의 육체적 관계를 가질 준비되지 않았다고 본다.

3장: 시 9 찾음과 발견(하지 못)함(3:1-5)

3:1 (여인) 밤에 내 침대에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찾았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했네

2 “자, 일어나서 성을 돌아 다녀야지

거리들과 광장들에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찾을 거야”(라고 하며)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했네

3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했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당신들은 보았습니까?”

4 내가 그들을 지나친지 얼마 안 되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발견하고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았네

내가 그를 내 어머니의 집,

그녀가 나를 잉태했던 방으로 데려오기까지

5 가젤들이나 들사슴들을 두고

내가 너희를 맹세케 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 원할 때까지

너희는 그 사랑을 깨우거나 흥분시키지 마라

1절: 여인은 밤에 자신의 침대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았지만 그는 없었다. 여인은 남자와 함께 있었는가?(헤스는 앞의 시에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시는 여인이 자신의 전인격(영혼)으로 사랑하는 그 남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찾게 됨을 노래한다.

2절: 여인은 결심을 하고 나가서 거리와 광장에서 그 남자를 찾으며 돌아 다닌다. “거리들과 광장들”은 두 사람만의 공간인 침실과 대조되게 공개되고 위험한 장소이다. 그러나 여인은 여기서도 남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3절: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어본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대답도 얻지 못한다. 밤에 여인이 홀로 순찰하는 남자들을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cf. 5:7).

4절: 여인은 파수꾼들을 지나친 후 얼마되지 않아 사랑하는 남자를 발견한다. 여인은 그를 꼭 붙잡아 자기 어머니의 침실이라는 은밀한 곳으로 데려간다. 여인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남자를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남자를 이끈다. “어머니의 집”은 두 사람의 밀애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할 것이다(cf. 8:2). 허바드(Hubbard)는 룻기(1:8-9)를 언급하며 어머니들이 자기 딸들의 혼인을 준비하는 일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언급한다. 또한,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이고 혼인의 첫날밤을 보냈던 것(창 24:67)에도 주목한다. 이 시가 이어지는 시처럼 혼인식을 배경으로 한다면 일리있는 해석이 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집”과 “그녀가 나를 잉태했던 방”을 자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행위 자체를 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5절: 여인은 다시 예루살렘의 딸들을 불러 맹세케 하는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시를 마친다(cf. 2:7). 자신은 적극적으로 남자를 찾아 침실로 들였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지혜롭게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급히 돌진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오히려 올바른 순간, 실제로 자신이 발견했던 순간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혼인 행렬과 사랑의 찬가(3:6-5:1)

시 10 왕실 혼인 행진(3:6-11)

6 (여인) 무엇인가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것

상인의 온갖 향품 중에서

몰약 향과 유향 향기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올라오는 이것)

7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가마다

그 주위에 육십 명의 용사가 있다

이스라엘 용사 중에 (뽑힌)

8 그들 모두는 칼차고 있으며

전쟁에 단련된 자들이다

밤의 위험에 맞서

각자 그의 허벅지에 칼을 찼구나

9 왕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가마를 만들었으니

레바논의 나무들로 (만든 것이라)

10 그 기둥들은 은으로 만들었고

그 등받이는 금으로

그 자리는 자줏빛 옷감으로

그 내부는 사랑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만들었다

11 나와서 보아라 시온의 딸들아

왕 솔로몬을

그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기쁜 날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 준 왕관을 쓰고 있구나

이 시는 솔로몬의 혼인 행진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가에서 솔로몬의 역할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세 학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의/신화적 접근: 이들은 혼인 의식을 위해 성전으로 데려가는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슐만(혹은 셸렘)이라는 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다

(2) 역사적 사건: 실제 솔로몬과 관련된 혼인 행렬이라고 본다. 이들은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있으며 그 연인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은 이를 명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cf. 7절).

(3) 시적 서술: 롱맨이 주장하듯이, 여기서도 역시 역사적 서술이 아닌 사랑과 혼인식의 풍요를 표현하기 위한 시적 서술로 이해한다. 여인은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랑의 경의를, 특히 여기서는 혼인은 반영한 가운데 표현한 것이다.

6절: 여인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광야에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며, 또 값비싼 향유의 향기를 내뿜으며 행진해 오고 있는 “솔로몬의 가마”를 상상한다.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며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묻는다.

7절: 이 절과 이후 10절까지는 누가 말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여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온의 딸들”(11절)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화자는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솔로몬의 가마”라고 말하면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행진을 묘사한다. “솔로몬의”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가 그 가마에 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솔로몬이 타고 있었다면 그냥 “솔로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화자는 지금 그 안에 탄 사람이 누구이던 간에 그가 “솔로몬의 영광과 위엄”으로 (60명의 용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혼인식의 풍요를 강화해 준다.

8절: 그 용사들은 특별히 훈련된 자들이며 무장을 하고 있다. 그 가마를 탄 자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9-10절: 가마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 이것은 “솔로몬의 것” 즉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만들도록 한 것으로 최고의 목재가 사용되었고 금과 은, 자줏빛 옷감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 이 가마는 부와 사치뿐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10절의 마지막 표현은 그 내부가 여인들의 “사랑”으로 장식되었다고 표현한다.

11절: 여인은 “시온의 딸들” 곧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솔로몬이 관을 쓰는 장면을 보라고 청한다. “관”에 대한 언급은 혼인 예식에 영광을 더하는 기능을 한다. “솔로몬의 혼인의 날”이 초점이고 이 날은 기쁨의 날이었다.

4장: 시 11 머리부터 젖가슴까지 (4:1-7)

4:1 (남자) 아, 당신은 아름다워요 내 사랑[라야]

아,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의 너울 속에 있는 당신의 눈은 비둘기라오

당신의 머릿결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 같다오

2 당신의 이는 씻고 올라오는 털 깍인 양 떼 같으니

각각 쌍을 이루고 잃은 것이 없군요

3 진홍색실과 같은 것은 당신의 입술이고 당신의 입은 사랑스럽군요

석류 조각 같은 것은 당신의 너울 속에 있는 당신의 뺨이라오

4 층을 이루며 건축된 다윗의 망대 같은 것은 당신의 목인데

방패 천 개가 걸려 있고

모든 용사의 방패가 걸려 있는 (망대 같군요)

5 당신의 두 유방은 백합화들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는

두 마리의 어린 사슴 같고 쌍둥이 가젤 같군요

6 그날 바람 불고 그늘들이 도망하기까지

내가 몰약 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가겠소

7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내 사랑[라야]

당신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1절: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 시는 “묘사의 노래”(‘와츠프’)라고 불린다(cf. 5:10-16:4-7, 7:1-7). 남자는 여인의 온몸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을 노래한다(cf. 7절). “너울”에 가려진 사랑하는 이의 눈은 남자의 욕망을 고조시킨다(cf. 눈이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1:15에서도 나왔다. 해설 참고할 것). “너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여인의 신분이나 혼인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은 지나친 시도일 수 있다. 여인의 머릿결은 당시 아름다운 지역이었던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에 비유된다(cf. 6:5에서 반복된다).

2-3절: 남자의 시선은 여인의 눈과 머리에서 치아와 입술로 내려 온다. 그녀의 하얗고 잘 갖춘 치아는 깨끗하게 씻고 올라 오는 양 떼에 비유된다. 남자는 이어서 여인의 입술이 붉은 진홍색이며 뺨(안색)이 석류와같이 붉은 오렌지색임을 표현한다. 그녀의 치아와 뺨에 대한 찬양은 6:6-7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4절: 여인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하는데, 이는 그 외형을 비교한다기보다 그 튼튼함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cf. 7:4). “용사들의 방패”는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가리킬 것이다.

5절: 남자의 시선은 목을 지나 여인의 가슴으로 내려온다. 젖가슴에 대한 묘사는 남자의 성애를 자극하며 그들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낸 준다. “두 유방”을 “두 마리의 어린 사슴과 쌍둥이 가젤”에 비교하고 있다. 롱맨은 사슴과 가젤들이 풀을 뜯고 있기에 남자의 눈에 그것들의 둥근 엉덩이가 여인의 젖가슴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6절: “그날 바람 불고 그늘들이 도망하기까지”(2:17)라는 표현은 아마도 새벽 동틀 때를 의미하는 것 같다. “몰약 산과 유향 언덕”은 여인의 관능적인 몸을 가리키며 남자는 밤새 여인의 육체를 탐하고 싶어한다.

7절: 1절의 표현을 비슷하게 반복하며 인클루지오를 이루는데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강조된다. 이어서 그녀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아무런 흠이 없음(완전함)을 칭송한다.

시 12 초대(4:8-9)

8 (남자)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오시오

아마나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내려오시오)

9 당신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당신의 눈짓 한 번으로

당신의 목걸이 구슬 하나로 (나를 사로잡는구려)

8절: 남자는 여인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인을 초대한다. 여인은 문자 그대로 북방 산 광야 바위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 뿐이다. 멀고 험한 위치는 현지 남자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암시한다. 거기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다. 앞의 시(2:14)에서 남자는 여인을 “절벽 은밀한 곳 바위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로 표현했었다. 남자는 여인을 애타게 기다리며 조급함을 표현한다.

9절: 남자가 여인을 “신부”로 부르는 것은 분명히 이 시를 혼인의 배경 속에 두는 것이다. “누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에서는 흔히 친밀한 남녀 사이에 부를 수 있는 애칭이었다. 여인은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여기에서 초점은 남자의 감정, 즉 남자의 흥분된 감정적 상태이다. 여인의 작은 눈짓과 몸짓 하나만으로도 남자의 마음은 여인에게 사로잡힌다.

시 13 사랑의 정원에서의 식사(4:10-5:1)

10 (남자) 당신의 사랑[도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누이, 신부여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당신의 기름 향기가 모든 향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11 당신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는구려 신부여

꿀과 젖이 당신의 혀 밑에 있고

당신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군요

12 나의 누이, 신부는 잠긴 동산이니

잠긴 정원이요 봉해진 샘이라

13 당신의 새싹은 석류나무들의 과수원에 있는

가장 좋은 열매와 많은 헤나와 많은 나도풀

14 나도와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와

각종 유향목들과

몰약과 알로에와 각종 가장 좋은 향수요

15 당신은 정원들의 샘,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요

16 (여인) 깨어나라 북풍아 나오너라 남풍아

내 정원에서 불어서 그 향기가 퍼지게 하여라

내 사랑[도디]이 그의 동산으로 와서

가장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하여라

5:1 (남자) 내가 나의 정원으로 왔소 나의 누이, 신부여

내가 내 몰약 향과 내 향료를 따고

내 꿀 송이와 꿀을 먹었으며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소

(예루살렘의 딸들) 먹어라 친구들

마시고 취하여라 사랑하는 자들

10절: 남자는 다시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 부르며 그녀의 사랑을 찬양한다. 그녀의 사랑은 아름답고 포도주보다 더 좋다. 또한, 그녀의 향기는 모든 최상급 향보다도 좋다(cf. 14절).

11절: 남자는 여인의 입술을 맛의 은유을 사용하여 묘사한다. 여기서 “꿀”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꿀이다.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표현은 매우 유혹적이며 잠언(5:3)에서는 매춘부의 유혹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꿀과 젖”이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 문구로 풍요를 나타낸다. 입술을 이렇게 미각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남자가 그 맛을 본다는 것을 예상하게 만든다. 이어서 남자는 여인의 옷향기에도 매료된다. “레바논의 향”은 레바논의 백향목 향을 말할 것이다.

12-14절: 이 세절은 여인을 “정원과 샘”으로 묘사하는데, 고대 근동과 잠언(5:15-20)에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성애적인 이미지들이다. 그것은 여성의 음부를 암시한다(cf. 헤스는 일반적인 여성의 성sexuality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나의 신부”는 아무 남자에게나 열린 정원과 샘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한 잠긴 정원과 샘이다(cf. 16절). 이 정원은 매우 이국적이며 값진 과일과 향신료가 풍부하다. 이는 성적 쾌락의 풍성함도 강조한다. 이러한 풍성한 표현은 여인과의 연합을 갈망하는 남자의 강한 욕망을 표현해 준다.

15절: 남자는 이번에는 표현을 조금 바꿔서 여인을 “정원의 샘”으로 “생수의 우물”로 비유한다(cf. 12절). 레바논에는 큰 규모의 높은 산맥이 있는데, 여기서 녹은 눈이 아래 계곡에 물이 흐르게 했을 것이다.

16절: 남자는 여인과의 정교적 결합을 향한 욕망을 강하게 표현했다. 여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지만, 직접적이지 않고 섬세하다. 여인은 남자에게가 아니라 북풍과 남풍에게 말한다. 여인은 바람을 “깨워서” 자신의 정원의 향기가 외부로 퍼져 나가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 와서 동산의 과일들을 먹기 원하고 있다. 잠겼던 문(12절)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열리는 순간이다.

“여성은 이 사랑에서 그에게 몸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그의 동산’으로 묘사한다... 그 결과는 그의 존재와 동산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것으로 묘사된 사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같이 여성은 연인의 존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다.” (리처드 헤스)

5장 1절: 남자는 자신의 갈망에 대한 여인의 응답을 듣고 오직 자신에게만 열린 정원에 들어온다. 그는 자신의 신부의 정원 곧 자신의 정원에 들어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향수를 즐기며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신다. 풍성한 잔치이며 완전한 기쁨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두 사람의 결합을 격려하며 축하한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는 영적인 능력에서처럼 몸에서도 육체의 선을 보존한다. 세상은 즐기기 좋은 것으로 창조되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이 경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소명이 없음에도, 그 기쁨은 세상에서 떠나지 않았다. 헌신된 사랑에 대한 적절한 맥락에서 성적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과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의 요소들에 대한 표시로 남아 있다(고전 13:13).” (리처드 헤스)




잃어버림과 다시 찾는 사랑(5:2-6:13)

5장: 시 14 다시 한번, 찾음과 발견함(5:2-6:3)

2 (여인) 내가 자도 나의 정신은 깨어 있네

내 사랑[도디]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구나

“내게 여시오 나의 누이 내 사랑[라야]이여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나의 머리가 이슬에

나의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었소”

3 “나는 내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내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흙을 묻힐 수 있겠어요”

4 내 사랑[도디]이 그의 손을 (열쇠) 구멍으로 내미니

내 속이 그를 향하여 애타는도다

5 내가 일어나 내 사랑[도디]을 위하여 문을 열고

내 손으로 몰약을 떨어뜨리니

내 손가락들의 몰약이

문빗장 손잡이로 흘러 내리는구나

6 내가 내 사랑[도디]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은 가버렸네

그가 떠나 버렸네 그의 말에 내 영혼이 나가버렸네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대답하지 않았네

7 그 성에서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했지

그들이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그 성벽의 파수꾼들이 내게서 내 겉옷을 취했네

8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게 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만일 너희가 내 사랑[도디]을 발견하거든

내가 사랑때문에 쇠약해졌다고 그에게 전해다오

2절: 이 긴 시는 앞의 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시작된다.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는다. 남자와 여인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로 그려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역시 시의 그림들은 허구적이며 화자의 상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인은 자다가 남자의 문열어 달라는 소리를 듣는다. 남자는 밤이슬을 맞으며 여인을 찾아왔다. 이는 성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문은 여인의 음부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된다.

3절: 남자의 요청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자신이 준비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이중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발”은 여성의 음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인은 남자와의 성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4절: “구멍”은 열쇠 구멍을 가리키며, 헤스는 고대는 열쇠가 컸기 때문에 성인의 손이 들어 갈만큼 컷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은 여인의 “감긴 정원”(4:12)을 떠올리게 한다. 성경에서 “손”은 때로 남성의 음경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cf. 사 57:8 “벌거벗은 것”). 남자는 여인을 향한 욕망을 한 층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cf. 그러나 헤스와 폭스는 이것이 성적 관계의 이미지라는 것에 부정적이다).

남자의 적극적인 성애적 행동에 여인의 “속”은 초조해진다. 여기서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속”[메에]은 여인의 하부 성감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14절 해설 참고할 것).

5절: 여인은 남자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일어나 문을 연다. 문을 여는 그 손에는 몰약이 적시어져 있고 그것은 손가락을 타고 문에 흐른다. 몰약의 이미지는 달콤한 향기와 함께 그것이 액체가 되어 흐르는 관능적이고 성애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6절: 결국, 여인이 문을 열었지만 남자는 이미 떠나가 버렸다. 여인은 크게 실망한다. 여인은 이어서 남자를 찾아 나서며 자신이 병이 들었다고 할만큼(8절) 남자를 갈망한다. 원문에서는 “그의 말에 내 영혼이 나가버렸다”고 표현한다. 어색하지만 이는 여인의 실망과 함께 갈망을 표현할 것이다. 여인은 바로 성으로 나가 남자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성은 사적이고 은밀한 장소를 벗어난 공개적이고 위험한 장소를 의미한다(cf. 3:2).

7절: 여인은 이번에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난다(cf. 3:3). 이번에는 남자가 어디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한다. 이 또한, 남자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험난한 여정을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여인이 “상사병”이 난 것(8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

8절: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등장 이 시가 실제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상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맹세하게 한다”는 표현은 2:7, 3:5에서도 나왔었다. 거기서는 “가젤과 들사슴을 두고”라는 표현이 있었다. “사랑때문에 쇠약해졌다/병들었다”는 표현은 2:5에서도 나오는 데, 여기서 여인은 남자를 만나 함께하기를 갈망한다.

9 (예루살렘의 딸들) 너의 사랑[도디]이 (남의) 사랑[도디]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인들 중에 아름다운 자야

너의 사랑[도디]이 다른 사랑[도디]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네가 우리에게 간청하느냐

10 (여인) 내 사랑[도디]은 빛나고 붉어

만인 가운데 구별된다

11 그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의 머리채는 곱슬곱슬하며

까마귀처럼 새까맣지

12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젖으로 목욕하고 물가에 앉아 있는 (비둘기)

13 그의 뺨은 향나무의 화단같고

커지는 향신료 밭 (같다)

그의 입술은 백합화니

몰약이 흘러내리지

14 그의 팔은 황옥을 물린 금 막대기들이고

그의 배는 청금석들로 덮인 상아요

15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기초한

대리석 기둥들이니

그의 외모는 레바논같고

백향목처럼 빼어나구나

16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매력적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랑[도디]이고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이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6:1 (예루살렘의 딸들) 너의 사랑[도디]이 어디로 갔는가

여인들 중에서 아름다운 자야

너의 사랑[도디]이 어디서 돌아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을 것이다

2 (여인) 내 사랑[도디]이 그의 정원

곧 향나무의 화단으로 내려갔네

동산에서 양 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따려고

3 나는 내 사랑[도디]의 것이고

내 사랑[도디]은 나의 것이다

그가 백합화들 사이에서 양 떼를 먹인다

9절: 여인의 요청에 예루살렘의 딸들은 말한다. 그들은 여인이 왜 그토록 남자를 갈구하는지 묻는다. 여인은 충분히 아름다운 자(6:1)이고 “떠나간 남자”가 아닌 다른 멋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 문구는 그대로 반복되면서 강조된다.

10절: 여기서부터 16절까지는 남자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는 ‘와츠프’(묘사적 시)다. 여인은 자신의 남자의 피부가 건강한 색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는 만인 중에 눈에 뛴다.

11절: 남자의 머리는 순금같다. 머리는 사람을 대표한 부분으로, 그 진귀함을 표현하는 것 같다. 머릿결은 곱슬곱슬하고 까맣다. 여인도 남자가 묘사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그 시선이 머리부터 점차 아래로 향한다.

12절: 남자의 눈은 비둘기같다. 남자도 여인의 눈을 묘사할 때 비둘기에 비유했었다(1:15, 4:1). 그러나 롱맨은 여기서 비둘기는 그 온화함이나 아름다움을 기리키거나, 날개를 펄럭거리듯 떨리는 눈을 비유한다고 본다. “유우”는 눈의 흰자를 설명하는 듯하며 그 반짝거림을 표현하는 것 같다.

13절: 남자의 뺨에 대한 묘사는 분명 그 남자의 턱수염(cf. 레 19:27)을 포함한 묘사일 것인데(“향신료의 밭”), 특별히 후각적 이미지가 강조된다. 입술은 백합화같으며 몰략을 떨어뜨린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의 입술은 (남자가 여인의 입술에 대해 느꼈던 것처럼-4:11)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14절: 남자의 팔을 금 막대기로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남자를 하나의 조각상으로 그려 내는 것 같다. 머리에 대한 묘사(“순금”)와 함께 팔을 금에 비유하는 것은 이 여인이 남자를 신에 필적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혹은 단순히 팔에 둘린 팔찌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황옥”은 원문에서는 “다시스석”이다.

“배”[메에]는 4절에서는 “속”이라고 번역됐으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창자, 자궁, 뱃속,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아”라는 이미지와 함께 남자의 남근을 암시한다. 이렇게 본다면 여인은 남자가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이게 남자의 육체를 묘사하는 것이다.

15절: 여인의 시선은 남자의 다리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은 금받침대를 둔 대리석 기둥같다. 이러한 표현은 여인이 남자를 신에 필적하는 존재로(14절), 혹은 신들의 조각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여인은 남자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하다. 이 두 남녀는 서로를 완벽한 존재로 그리고 있다(cf. 16절, 4:7, 5:2). 이어서 남자의 전체적인 외모에 관해 말한다. 그의 외모는 아름다움과 위엄이 갖추었으면서도 멋진 향을 뿜어 낸다.

16절: 여인은 남자에 대한 전반적인 칭찬으로 마치는 것 같지만 못내 아쉬운 듯 그 남자의 “입/구강”[헤크]에 대해 언급한다. 이는 그 남자와의 깊은 입맞춤을 원하는 여인의 욕망을 보여 준다(cf. 7:9).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이 했던 질문(9절)에 대답했다.

6장 1절: 이제 여인들이 다시 대답한다. 그들은 여인의 남자를 찾아주기를 원한다. 수색하고 찾아낸다는 주제는 이 시를 특징짓는 것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여인의 욕망을 표현한다.

2절: 롱맨은 이 남자는 실제로 이 여인을 떠난 적이 없으며, 시는 결합을 향한 분투를 그린 후 여기서 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린다고 말한다. 다시 한번, “정원”은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상징되며(4:12, 15, 5:1),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을 의미다(2:16, 6:3). “백합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2:1의 설명을 참고하라.

3절: 여기에 표현된 소유의 언어는 2:16절에서도 순서가 바뀐 채로 나타났었다(2:16절 해설 참고할 것). 여기서는 분명하게 육체적 연합의 환희를 표현한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6장: 시 15 깃발 아래 군대처럼 놀라운(6:4-10)

4 (남자) 내 사랑[라야]이여 당신은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매력적이며

깃발들 아래 군대처럼 놀랍소

5 나를 동요하게 하는

당신의 눈을 내게서 돌려주시오

당신의 머릿결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 같고

6 당신의 이는 씻고 올라오는 암양 떼 같으니

각각 쌍을 이루고 잃은 것이 없군요

7 석류조각 같은 것은

당신의 너울 속에 있는 당신의 뺨이요

8 왕비가 육십 명이고 후궁이 팔십 명이고

어린 소녀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9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녀는 오직 한 명이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니

그녀는 그녀를 낳은 자에게 귀중하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복되다 하며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녀를 칭송한다오

10 (예루살렘의 딸들) 여명같이 내려다 보며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귀중하며

깃발들 아래 군대처럼

놀라운 이 여인이 누구인가

4절: 이 시는 이 남자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두 번째 ‘와츠프’다(cf. 4:1-7). “디르사”는 분열왕국 초기 약 40년 동안 북왕국의 수도로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감탄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불러일으킨다. “깃발들 아래 군대처럼”은 그러한 인상을 전달한다. 이 표현은 인클루지오를 이루어 이 시의 마지막 절에 다시 나온다.

5-7절: 여인의 눈 빛이 남자를 압도한다. 황홀한 압도 가운데 남자는 여인에게 그 눈 빛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역설법을 사용한 칭찬이다. 4:9에서 남자는 여인의 눈짓 하나로 마음이 사로잡혔다고 고백했었다. 머릿결과 치아, 그리고 뺨에 대한 칭찬은 4:1-3과 거의 동일하다. 한편 4장에서 언급된 여인의 입술에 대한 묘사는 빠져있다.

8-9절: 이 ‘와츠프’는 여인의 유일무이함에 대한 탄성으로 결론을 맺는다. 왕실을 배경으로 한 비유(왕비, 후궁)가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이 시가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여기에서 강조는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 가운데에서 남자의 연인(“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5:2)이 가장 아름다우며 유일하다는 것이다. 남자는 이어서 그녀가 당연하게도,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유일하며 귀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예루살렘의 딸들, 왕비들과 후궁들) 가운데 칭송받는 자라는 것을 노래한다.

10절: 이 절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의해 말해지는 것 같은데, 이 수사적 질문 형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답변을 전제하며 그 대답이 되는 내용을 강조한다. 이 여인이 바로 그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여명”[샤하르]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남자가 여인의 비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cf. 5:11, 14-15에서 여인도 남자를 신적 존재처럼 표현했다). “귀중하다”는 단어(=9절)는 하늘에서 유일한 해같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유일함을 강조해 준다. “깃발 아래 군대처럼”은 4절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천체(별들)을 의미할 수 있다.

시 16 호두 동산의 놀라움(6:11-12)

11 (여인)/(남자) 호두 동산으로 내가 내려갔다

대추야자의 싹이 트는 것을 보려고

포도나무의 꽃이 핀 것을 보려고

석류나무들의 꽃이 핀 것을 보려고

12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망은

나를 귀인과 함께 전차에 올라타게 했다

11절: 이 시는 짧은 독립된 시다. 여인/남자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때는 사랑의 계절, 봄이다. 이 절은 남녀 두 사람 간의 밀회를 암시한다(cf. 7:12). 롱맨과 헤스는 “호두”가 남녀의 생식기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헤스는 “호두 동산”이 이국적인 식물들이 있는 예루살렘 동쪽의 왕실 동산을 묘사할 수 있다고 본다(헤스, 338). 어쨌든, 동산의 식물들을 살펴본다는 이미지는 여인/남자가 사랑의 행위로서 연인의 몸을 탐색한다는 의미이다.

12절: 이 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양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1) 내 영혼이 알지 못했다. 그것이 내게 아미나답의 전차를 만들어 주었다 (칠십인역)

(2)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내 욕망은 나를 백성의 왕실 전차 가운데 두었다 (NIV)

(3) 내가 알기 전에, 내 꿈(fancy)은 나를 내 왕자님 옆 전차 안에 두었네 (NRSV)

(4) 내 영혼이 나를 나의 고귀한 백성의 전차에 두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못했구나 (포프)

(5)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 내 영혼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왕이다’라는 수레에 앉혔다 (가렛, WBC)

어쨌든, 11절과 연결하여 생각해보자면, 여인이 남자의 육체를 탐색하다가 남자와 함께 절정에 이른 자신을 발견함을 의미하는 것같다. 혹은 육체 탐닉이 위험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필자는 앞의 시의 “군대”(6:4,10에서 여인은 군대에 비유된다)의 개념과 연관하여, 이 시의 화자가 남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때 전차에 탄 “귀인”은 여인이 된다.




성숙한 사랑의 찬미(6:13-8:4)

7장: 시 17 춤추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6:13-7:10)

13 (예루살렘의 딸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좀 보자꾸나

(여인) 왜 너희는 두 진영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느냐

7:1 (남자) 샌들 속의 당신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고귀한 딸이여

반지같은 당신의 엉덩이는 둥글군요

장인이 손으로 만든 작품 같아요

2 당신의 배꼽은 둥근 잔이니

섞은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오

당신의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요

3 당신의 두 유방은 두 마리의 어린 사슴같고

쌍둥이 어린 가젤 같군요

4 당신의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당신의 눈은 바드랍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의 연못과 같고

당신의 코는 다메섹을 파수하는

레바논의 망대 같소

5 당신의 머리는 갈멜 같고

당신의 머릿결은 자줏빛 옷감 같으니

왕이 땋은 머리에 묶이는도다

6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 사랑아[아하바] (네) 기쁨으로

7 당신의 키는 종려나무같고

당신의 유방은 열매들(같소)

8 나는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과일송들을 잡으리라”고 말했소

이제 당신의 유방은 포도나무 송이들 같기를

당신의 숨결은 사과(향기) 같기를

9 당신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기를

(여인) 내 사랑[도디]에게 부드럽게 흘러

자고 있는 이의 입술에 흘러내리죠

10 나는 내 사랑[도디]의 것이고

그의 욕망은 나를 향한다

13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 “돌아오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된다. 헤스는 앞의 시와 연결하여, 합창단이 왕자와 함께 전차를 타는 것에서 돌아오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 롱맨은 여인에게 “돌아보라”(돌면서 춤춰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어쨌든, 여인은 수줍게 혹은 자신감없이 왜 자신을 보려고 하는지 묻는다. “진영”이라는 군사 용어는 이미 앞에서 나온 군사 용어들과 일맥상통한다.

“술람미”에 대해서 일부는 수넴과의 연관성을 주목하며 다윗의 노년에 보필했던 수넴 여인(왕상 1:3)을 떠올리기도 한다. 한편 다른 이들은 “술람미”를 “솔로몬”의 여성명사형으로 이해하여 “솔로몬의 여자” 혹은 솔로몬의 뜻인 “평화”의 의미를 담은 애칭으로 이해한다(cf. 8:10). 지금까지 해석해온 대로 “술람미”는 실제 여인의 이름이나 출신을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시에서 창조된 여인의 애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장 1절: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와츠프’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발부터 관심이 쏠리는데, 아마도 여인은 샌들을 신고 춤에 가담했을 것이다. 여기서 여인은 “고귀한 딸”로 불린데 이는 존경과 애정을 담은 용어다. 남자가 보기에 여인은 왕비처럼 보인다. 아마도 남자는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여인의 엉덩이를 보며 그 매혹적인 곡선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빠졌을 것이다. 그것은 장인이 만든 아름다운 보석 장신구(반지)와 같았다.

2절: 그 춤은 배와 배꼽을 노출시켰을지 모른다. 이에 대한 비유(포도주와 밀단)는 단순히 여인을 통한 기쁨과 풍요를 의미할 수 있다. 허나 배꼽에 대한 묘사(“포도주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여성의 외음부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것같고, 배에 대한 묘사(“밀단 같다”)는 여성의 생식기(음모)를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성의 외음부를 언급하는 것은 아가의 여러 시에서 그런 것처럼 성애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남자의 욕망을 암시한다.

3절: 젖가슴에 대한 표현은 4:5과 같다.

4절: 여인의 목은 상아 망대에 비유되는데 이는 그 우아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4에서는 “다윗의 망대” 같다고 표현했었다. 비둘기에 비유되던 여인의 눈은 이제 “연못”에 비유된다. “헤스본”은 사해 동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지역이다. 그녀의 코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 레바논을 언급함으로써 코가 가진 웅장함과 위엄을 강조한다.

5절: 발에서부터 시작한 이 ‘와츠프’는 머리와 머릿결에서 정점을 이룬다. “갈멜”은 악코(Acco) 바로 남쪽에서 지중해를 향해 돌출된 지역으로 여인의 키가 크고 위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여인의 머릿결은 당시 가장 값비싼 염료인 자주색에 비유되는데 이는 특별히 귀족들과 왕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여인의 자줏빛 머릿결이 왕을 매료시켰다는 표현은 자연스럽다.

6절: “아름답다”[야파]와 “사랑스럽다/즐겁다”[나암]라는 한 쌍의 표현은 1:16에서도 나왔다. “오 사랑아, 네 기쁨으로”는 히브리어로 어색한 표현인데, 어쩌면 황홀경에 외치는 소리일 수 있다.

7절: “종려나무”[다말]는 그 줄기가 길고 호리호리한데 그 꼭대기에 열매가 맺힌다. 남자는 그러한 모양을 여인의 외모에 비유한다.

8절: 그러면서 남자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과일 송이들”(대추야자)을 잡으리라고 말한다. 이 비유의 성적 암시는 분명해 보인다. 헤스는 “여기서 그는 성적 사랑의 신체적 친밀감에서 연인의 성욕의 즐거움에 대한 그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한편 남자는 여인의 젖가슴이 “포도송이” 같기를 원한다. 또한, 여인의 “숨결”(직역하면, “콧김의 향기”)이 사과향같기를 구한다. 이는 성적 사랑을 위한 미각과 후각을 자극한다.

9절: “입”[헤크]은 입의 내부를 뜻하며, 입이 “좋은 포도주” 같기를 구하는 것은 깊은 입맞춤을 하고 싶은 남자의 욕망을 잘 표현해 준다. 여인의 “흘러드는 포도주”에 대한 묘사는 성애적 분위기를 한 층 더 고조시킨다. 5:16에서 여인은 남자의 “입”이 달콤하다고 표현했었다.

10절: 이 구절은 2:16과 6:3과 비슷한 표현으로 아가에서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상호 간의 애정과 소유를 표현한다. “욕망”[테슈카]라는 단어는 여기와 창세기(3:16, 4:7)에만 나오는데 창세기 문맥에서 욕망(원함)은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여기서는 그것의 회복으로서의 긍정적인 욕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특징이 아니다... 연인들은 서로에게 자신을 주고 서로의 몸을 소유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이제 상호성을 찾고 그들의 파트너에게 기꺼이 그들의 몸을 소유함으로써, 지배를 추구하는 각 사람에 대한 창세기의 판단은 역전된다. 신약에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시험이 되는데, 그들이 몸을 서로에게 주고 자신들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한다(고전 7:2-4, 엡 5:22-33).” (리처드 헤스)

시 18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7:11-13)

11 (여인) 오세요 내 사랑[도디], 우리, 들로 나가서

마을에서 밤을 지내요

12 우리 일찍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싹이 나서 그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도드]을 당신에게 줄게요

13 합환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 입구들에는 온갖 값진 선물들이 있어요

새 것도 묵은 것도

내 사랑[도디]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귀중하게 챙겨 두었어요

11절: 이 시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시골의 밀회로 초대한다. “마을”은 헤나(고벨화)로 번역될 수도 있다. 어쨌든, 분위기는 시골 한적한 곳(사랑을 나눌 만한 곳)이다. 여인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12절: “포도원”은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여인 자체의 상징(1:6)일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장소(2:15)이다. “싹과 꽃”은 봄의 언어로 지금이 사랑의 계절임을 나타낸다. 여인은 남자와 함께 포도원을 살피려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한다. 자신의 사랑을 남자에게 주겠다고 말한다(cf. 4:10).

13절: “합환채”[두다임]는 실제로 최음제라기보다는 마취제이다. 그 철자가 “사랑”[도드]이라는 철자와 비슷하다. “가장 좋은 것”[메게드]은 문맥상 달콤한 향기 혹은 과일열매를 의미한다. 한편 4:13, 16에서는 여성의 몸과 그 성적 즐거움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새 것과 묵은 것”은 모든 종류의 과일(혹은 포도주)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두 사람이 공유한 육체적 사랑의 경험에 대한 은유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은 이미 연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새로운 음식들을 약속한다”(헤스, cf. 헤스는 13절의 해석에서 롱맨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체적 사랑을 강조한다).

8장: 시 19 사랑에 대한 갈망(8:1-4)

8:1 (여인)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오빠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텐데

2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쳤던 내 어머니의 집으로 당신을 데려갈텐데

당신에게 향료 넣은 포도주를

내 석류즙으로부터 마시게 할 텐데

3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 팔은 나를 안고 있네

4 내가 너희를 맹세케 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 원할 때까지

너희는 그 사랑[아하바]을 깨우거나 흥분시키지 말아라

1절: 여인은 자신의 애인이 친오빠이기를 바란다. 그러면 공공장소에서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연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킨십하는 것이 수치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롱맨은 여기서 두 연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한다.

2절: 여인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말한다. 여인은 남자를 만나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한다(cf. 3:4). 어머니의 집은 여인이 어머니로부터 (아마도) 정교의 기쁨과 기술을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다. 한글개역개정의 “네게서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문맥상 부자연스럽다. 3:4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이미지는 딸의 혼인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떠올리게 한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몸(포도주와 석류즙)을 남자에게 주는 것을 상상한다.

3절: 이 절은 2:6의 반복으로 일종의 후렴구 역할을 한다.

4절: 이 절은 약간의 이형과 함께 2:7, 3:5을 반복한다(각 구절의 해설을 참고할 것). 3절에 나오는 후렴구처럼 이 절은 아가 전체를 하나로 결속시킨다.




사랑의 힘과 에필로그(8:5-14)

시 20 도장같이(8:5-7)

5 (예루살렘의 딸들) 그녀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은 누구인가

(여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어요

거기서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했지요

거기서 당신을 낳은 이가 당신을 잉태했지요

6 인장처럼 당신의 마음에

인장처럼 당신 팔에 나를 두세요

왜냐하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며

스올처럼 격렬한 것이 질투이기 때문이예요

그 불길은 불의 불길이니

최고로 강렬한 불길이에요

7 많은 물이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들도 그것을 휩쓸어 버리지 못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을 위해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준다해도

그는 참으로 수치를 당할 거예요

5절: 이 절은 3:6과 비슷한 질문이다. 거기서는 그 대답이 “전차”였지만 여기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고 있는 그 여인이다. 두 연인은 들에서부터 오고 있다. 앞의 시와 연결하여 생각해본다면,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교를 나눌 수 없기에 먼 들, 한적한 곳에서 정교의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다.

이어서 여인은 자신이 남자를 “사과나무”(2:3, 5, 7:9) 아래서 깨웠다고 말한다. 이 “깨웠다”는 표현은 아가에서 매우 중요한데, 여인은 바로 앞 절(4절)에서도 그 전에 두 번 더 후렴으로써 예루살렘에 여인들에게 조급하게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은 남자를 깨운다. 아가 전체에서 낭만적이면서도 성적인, 서로를 향한 욕망은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도되는 느낌이다. 임신 장소에 대한 강조는 임신하고 싶은 이 여인의 소망에 대한 암시일 수 있다.

6절: 7절과 함께 이 절은 아가에서 유일하게 사랑의 의미를 규명하는 절로, 아가의 절정을 이룬다. 여인은 “인장/도장”의 은유를 들어 남자에게 ‘완전한 소유와 연합’을 호소한다. 이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헌신된 관계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어서 여인은 자신의 요청을 위한 동기와 이유를 말한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가릿 신화에서 큰 권능을 가진 신(모트 Mot)으로 의인화되고 있는데, 사랑은 그것보다 강하다. 평행으로써 “질투는 스올(무덤)처럼 격렬한/끈질긴 것이다.” “질투/열정”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열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배타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지금 남자를 향한 “여인의” 사랑은 불길처럼 타오른다.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러한 격렬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불길(사랑)”을 떠올리게 한다(cf. 한글개역개정의 “여호와[야]의 불”이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가가 하나님의 이름 언급하기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2:7-을 생각해볼 때, “최고로 강렬한 불길”로 번역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물론 이 사랑은 시인이 아가 전반에 걸쳐 표현했던 성애적이고 관능적인 사랑이다. 하지만... [이 강력한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을 이용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호세아 11장 8-9절에서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트렘퍼 롱맨)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호 11:8-9).

7절: 강력한 불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드러낸다. 사랑이 그 어떤 물로도 그것을 끌 수 없는 불이다(cf. “많은 물”이라는 표현은 우가릿 신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신화에서 바알 신은 바다[얌] 신과 싸운다. “얌”의 두 번째 이름은 “강의 왕자”이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복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cf. 이사야서 43:2은 “물과 강물”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다).

여인은 사랑의 가치를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바쳐서 사랑을 사려고/얻으려고 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여인은 지금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저만을 사랑해 주세요. 제 질투는 무섭습니다(6절). 저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세요. 나의 이 사랑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시 21 누이를 보호함(8:8-10)

8 (형제들) 우리에게 어린 누이가 있는데

그녀는 유방이 없네

누가 그녀에게 말을 하는 날에

우리가 우리 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9 만일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요새를 세울 것이요

만일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그녀를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다

10 (여인)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아요

그러니 나는 그의 눈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 같을 거예요

8절: 1장 6절에서 처음으로 여인의 형제들이 나왔었다. 거기서 형제들은 여인에게 화를 내며 포도원을 지키게 하였었다. 여기도 형제들은 여인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한다. “형제들”은 여인의 사랑에 관한 사회적 제약을 대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누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유방이 작은 것을 걱정한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는 날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10절에서 여인의 입을 통해 밝혀 지겠지만 이들의 걱정은 괜한 것이다.

9절: 형제들은 누이를 “성벽과 문”으로 비유한다. “성벽과 문”은 성적 이미지다. 누이가 “성벽”이라는 말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없는 순결한 여자라는 의미다. 만일 누이가 순결하다면 형제들은 그녀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문이라면” 그들은 백향목 판자로 막을 것이다. 여기서 “문”은 타인에게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난잡한 여자를 의미하며(cf. 롱맨은 이 설명을 위해 길가메시 서사시를 인용한다), 문을 “판자로 두르겠다”는 표현은 강제적으로라도 성적으로 열린 상태를 그만두게 하겠다는 뜻이다.

10절: 이제 형제들의 걱정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나온다. 여인은 형제들의 걱정이 탐탁치 않다. 먼저 그녀는 자신이 순결한 여인이라고 주장한다(cf. 남자는 여인에 대해 “잠긴 정원, 봉해진 샘”-4:12-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적했던 혹은 작다고 비꼬았던 유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망대” 같다고 대꾸한다. 자신은 이미 결혼하기에 충분할 만큼 성숙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평화[샬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샬롬”은 성취, 만족, 충족, 완전함도 포함한다.

“비록 아가의 표면적 의미가 분명히 인간의 성과 관련될지라도, 정경적으로 읽게 되면 최소한 아가를 이해하는 두 가지 주요 길을 제공한다. (1) 인간의 성은 인간관계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스토리의 일부다. 하나님은 혼인을 창설하셨으나(창 2), 이 관계는 죄로 인해 손상을 입었다(창 3). 그럼에도, 아가는 치유와 약속을 지키고 있으나, 관계에서의 완전한 조화는 종말을 기다린다. (2)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혼인의 은유로 기술되고 있다. 어떤 은유도 그렇듯, 독자는 비유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도록 적절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아가에서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갖는 감정적 격렬함과 친밀함과 배타성에 대해 배운다.” (트렘퍼 롱맨)

시 22 누가 포도원을 소유하는가?(8:11-12)

11 (남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네

그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고

각 사람이 그의 열매 값으로 은 천을 가지고 왔지

12 내 포도원은 나 혼자만의 것이요

은 천은 솔로몬 당신의 것이고

이 백은 그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의 것이라

11절: 이 시는 화자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수수께끼로 가득하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담화는 사랑을 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솔로몬에 대한 것일 수 있다”(롱맨). 솔로몬은 광대한 “포도원”(아가의 이미지에 따라, 사랑의 상대)를 소유하고 있었다(cf. 왕상 11:3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많은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고 이는 큰 수입을 만들어 냈다(cf. 사 7:23).

12절: 솔로몬과 대조되게 화자(여인 혹은 남자)는 오직 자기 혼자만 소유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포도원)이 있다. 그 사랑은 돈벌이(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한다. “돈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인이 8:7에서 언급했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일 뿐더러 돈을 위한 사랑이 되서도 안된다.

남자는 6:8-9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왕비가 육심 명이고 후궁이 팔십 명이고 어린 소녀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녀는 오직 한 명이오” 또한, 자신의 여인을 가리켜 “잠긴 정원, 봉해진 샘”(4:12)이라고 부르면서 타인이 근접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녀를 가리켜 “나의 정원”(5:1)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녀가 오직 자신만의 여인임을 강조했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의 화자는 남자일 수 있다.

참고로, 아가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보는 송영찬(2012)은 이 시를 해석하면서,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솔로몬의 “값비싼 포도원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솔로몬의 값비싼 “포도원이 바로 자기의 포도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혼인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때에 비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 23 노루 같아라(8:13-14)

13 (남자) 그 정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인아

친구들이 듣고 있으니

당신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해주시오

14 (여인) 도망하여 오세요 내 사랑[도디]이여

향신료의 산들에 있는

가젤이나 어린 사슴처럼

13절: 남자는 여인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기를 원한다. “친구들”(남성)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다. 이들은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cf. 2:15 “여우들”), 여인(의 목소리)을 흠모하는 남자의 경쟁자들 일 수도 있다. 혹은 긍정적인 의미로 남자가 여인을 찾는 것을 돕는 친구들일 수 있다. 남자는 2:14에서처럼 여인에게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오”라고 말하며 그녀와의 친밀한 정교를 갈망한다.

14절: “도망하여 오세요”는 문자적으로 “도망하다”[바라흐]는 뜻이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 남자가 자기를 피해 떠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남자에게 “어디로부턴가 몰래 빠져나”와 자신에게 빨리 달려 오라고 말하는 것이다(cf. 2:17). “향신료의 산들”과 “가젤과 사슴”의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확증해 준다. 남자처럼 여인도 남자를 갈망한다(cf. 2:8-9, 4:6). 아가는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상태로 끝을 맺는다.

약간 아쉬운 결말에 대해 롱맨은 다음과 같이 쓴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는 하나의 시를 끝내는 방식으로는 좀 이상해 보인다. 우리는 결론이 완전하고 깨뜨릴 수 없는 정교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마도 현실 세계 속에서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때로는 엿보기도 한다. 하지만 완전한 결합은 현생에는 없는 것이고, 종말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







대선지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한국어 성경의 대선지서는 이사야·예레미야·예레미야애가·에스겔·다니엘을 가리킨다. ‘대’는 권위나 영감의 등급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히브리 정경에서는 이사야·예레미야·에스겔이 후기 예언서에 속하고, 예레미야애가와 다니엘은 성문서에 배열된다. 이 다섯 책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위기,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귀환 이후까지 이어지는 격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언약적 회복,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언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현재의 언약 백성을 고발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부른 사자다. 대선지서에는 심판 신탁, 구원 약속, 환상, 상징 행동, 애가, 기도, 역사 이야기와 묵시가 함께 나타난다. 예언은 실제 역사적 청중에게 주어졌으면서 가까운 성취와 포로 후 회복, 메시아의 초림과 교회 시대, 최종 심판과 새 창조가 예언적 전망 안에서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이사야를 여러 익명 저자에게 분해하거나 다니엘을 사건 이후에 기록한 예언으로 돌려 참된 예언 가능성과 책의 자기증언을 약화하는 비평적 전제를 기본 틀로 삼지 않는다(롱맨·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이사야·다니엘 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




3. 전체 흐름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열방의 죄를 폭로하고, 임마누엘·다윗의 왕·여호와의 종·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구원을 선포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이후에 거짓 평안을 거부하고 포로 심판을 알리면서 마음에 기록될 새 언약을 약속한다. 예레미야애가는 무너진 성과 성전의 참상을 공동체의 탄식과 회개로 하나님께 가져간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 포로지에서도 주권적으로 임하시며 새 마음·새 영·새 목자·새 성전으로 회복하실 것을 보여 준다. 다니엘은 포로 제국 속의 신실한 증언과 환상을 통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지나가고 인자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을 선포한다.




4. 핵심 신학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말씀의 확실성,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주권적 은혜가 대선지서를 관통한다. 우상숭배와 형식적 예배, 정치 동맹에 대한 불신앙,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불의는 언약 파기의 구체적 모습이다. 포로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래 경고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은 바벨론과 다른 제국까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다시 그 교만을 판단하신다. 회복은 단순한 영토 귀환보다 깊다. 죄 사함, 마음에 기록된 법, 새 영과 성령, 죽은 뼈의 생명, 의로운 목자와 왕, 하나님의 임재와 새 창조가 함께 약속된다(렘 31:31-34; 겔 36:24-28; 37장; 사 65–66장).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나신 임마누엘, 다윗의 보좌에 앉는 평강의 왕,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여호와의 종이시다(사 7:14; 9:6-7; 52:13–53:12; 마 1:22-23; 행 8:32-35). 그는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선한 목자로 양을 모으며, 부활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새 마음과 생명의 약속을 시작하신다(렘 31:31-34; 겔 34장; 눅 22:20; 히 8장). 다니엘이 본 인자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자기 호칭과 승천·재림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이다(단 7:13-14; 막 14:62). 복음은 심판을 부정하지 않고, 대리적 속죄와 새 언약의 은혜로 남은 자와 열방을 한 나라로 모아 새 창조에 이르게 한다.




6. 읽는 방법

먼저 각 예언의 역사적 배경과 첫 청중, 언약적 고발과 가까운 성취를 살핀 뒤 신약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가야 한다. 모든 지명과 숫자를 현대 국가·정치인·전쟁 일정에 즉시 대응시키거나, 반대로 미래와 실제 심판을 모두 인간 내면의 상징으로 바꾸지 않는다. 선지자의 회복 약속은 ‘건강과 번영’의 개인적 보장도, 특정 현대 국가의 모든 정책을 신적 승인하는 근거도 아니다. 예레미야애가의 탄식은 성급한 긍정으로 지우지 말고, 에스겔과 다니엘의 환상은 불확실한 세부보다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하나님의 주권·거룩·보존·최종 승리를 중심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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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대선지서 관련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트렘퍼 롱맨 3세·레이먼드 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및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의 대선지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이사야

성경 해설


이사야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첫 책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열방을 포함하는 종말의 구원과 새 창조까지 장대한 시야를 펼친다. 역사적 설교와 심판 신탁, 구원 약속, 노래와 환상, 왕과 종에 관한 예언이 어우러져 있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교만과 우상숭배와 불의를 심판하면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고 시온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증언한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언약과 메시아 소망을 신약의 복음에 풍성하게 연결하는 정경적 중심축 가운데 하나다.




2. 책명

히브리어 책명 ‘예샤야후’는 선지자의 이름이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이 이름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위기에서 유다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지 여호와를 신뢰할 것인지 묻는 책의 중심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 헬라어와 라틴어 전통을 거쳐 ‘이사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본문은 책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으로 소개한다(1:1).




3. 저자와 기록 연대

이사야는 웃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왕을 뵙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며, 웃시야·요담·아하스·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1:1; 6:1). 그의 공적 사역은 대체로 주전 740년경부터 700년 전후에 걸치며, 유대 전통은 그가 므낫세 때 순교했다고 전한다. 이사야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봉하고 가르침을 인봉했으며, 후대에 그의 예언이 보존·정리되었을 수 있다(8:16). 그러나 책은 전체를 이사야의 예언적 권위 아래 제시하고 신약도 전후반의 말씀을 모두 이사야에게 돌린다(요 12:38-41; 롬 9:27-29; 10:16, 20). 바벨론 포로와 고레스에 대한 구체적 예언을 이유로 40–66장을 반드시 포로기 익명의 저자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이 장래를 미리 선포하신다는 본문의 신학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41:21-29; 44:24–45:7).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사야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압박하고 앗수르가 서아시아를 휩쓸었으며,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다. 아하스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 앗수르에 도움을 구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했다. 유다는 성전 예배를 지속하면서도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 사치와 교만에 빠져 있었다. 이사야는 인간 동맹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한다. 동시에 장차 올 바벨론 포로를 내다보며 낙심한 백성을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새 출애굽을 이루어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열방에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존 오스왈트의 큰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5장은 하나님 백성의 죄와 심판, 정결하게 회복될 시온의 미래를 소개하고, 6장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섬김으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한다. 7–39장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 누구를 신뢰할지를 묻는다. 이 가운데 13–35장은 열방의 교만과 심판, 여호와의 세계 통치와 회복을 넓게 보여 주며, 36–39장은 앗수르 위기에서의 구원과 바벨론 포로의 예고를 연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40–55장은 은혜와 속죄로 이루실 새 출애굽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56–66장은 회복된 공동체의 성결과 공의, 시온의 영광, 최종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룬다(존 오스왈트, 『이사야』 I–II).




6. 핵심 주제와 신학

이사야 신학의 중심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계신다. 그분의 거룩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도덕적 순결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열방 위에 뛰어난 위엄과 주권을 뜻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제단의 숯으로 정결함을 받은 뒤 사명을 받았다(6:1-8). 은혜로 정결해진 사람이 말씀의 종으로 보내지는 이 순서는 이사야서 전체의 심판과 구원 구조를 압축한다.

참된 믿음은 국제 정세와 인간 권력을 부정하는 무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약속을 최종 안전으로 삼는 것이다.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표징을 거절하고 앗수르를 의지했으며,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기도했지만 바벨론 사절 앞에서는 자신의 보물을 자랑했다. 하나님은 앗수르와 바벨론과 고레스를 자기 목적에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교만과 폭력도 심판하신다. 예배와 금식이 공의·긍휼·회개와 분리될 때 하나님은 이를 받지 않으신다(1:10-17; 58:1-12). 심판 가운데 보존되는 남은 자는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남는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이사야는 아브라함의 열방 복, 시내산 언약의 거룩과 심판, 다윗 왕조의 약속을 한 구원의 전망 안에 결합한다. 시온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말씀과 공의가 열방으로 흘러나오는 중심으로 회복되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왕은 성령으로 다스리며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한다(2:1-4; 11:1-10).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49:5-6). 새 출애굽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죄 사함, 성령의 부으심, 새 언약적 평화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왕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열방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우주적 통치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여러 갈래로 증언한다. 그는 처녀에게서 나실 임마누엘이며, 다윗의 보좌에서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아들이고, 성령이 머무는 이새의 싹이다(7:14; 9:6-7; 11:1-5). 동시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열방에 정의를 베풀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뒤 높임을 받으신다(42:1-4; 52:13–53:12).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61장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선포하셨고, 신약은 그의 치유·고난·죽음·부활과 이방 선교를 이사야의 성취로 설명한다(눅 4:16-21; 마 8:17; 행 8:32-35; 13:47). 복음은 죄인이 스스로 정결해지는 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의 대속을 통해 죄를 담당하고 성령으로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구원이다.




9. 읽는 방법

이사야를 서로 무관한 예언 조각이나 미래 사건의 암호표로 읽지 말고,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 위기에서 시작하여 포로와 귀환, 메시아와 교회, 마지막 새 창조로 확장되는 예언의 지평을 따라야 한다. 한 예언이 가까운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와 종말에 더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피되, 모든 지명과 사건을 임의로 현대 정치에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심판과 위로, 왕과 종, 시온과 열방, 첫 출애굽과 새 출애굽이 책 전체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추적해야 한다.

또한 ‘종’이 문맥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사야, 고레스, 궁극적으로 죄 없는 대표적 종을 가리키는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단순히 대립시키거나 모든 시온 약속을 물질적 번영으로 축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정경적 성취를 보아야 한다.

<특별 주제: 이사야서의 통일성>

현대 비평학은 1–39장과 40–55장, 56–66장의 역사적 배경과 문체 차이를 근거로 흔히 제1·제2·제3이사야라는 복수 저자설을 제안한다. 그러나 주제와 어휘의 차이는 심판에서 위로와 회복으로 바뀌는 목적과 청중의 지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시온, 남은 자, 길, 창조와 구속 같은 주제가 전권을 결속한다. 1–39장에도 먼 미래의 회복이 있고 40–66장에도 죄와 심판이 있어 단순한 시대 구분만으로 책을 나누기 어렵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38-41절은 53장 1절과 6장 10절을 함께 인용하며 둘 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으로 증언한다. 자료의 보존과 제자 공동체의 편집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예언을 불가능하다고 전제하여 고레스 예언 이후에 익명 저자를 만들어 내거나 책의 이사야적 통일성을 해체하는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알렉 모티어, 『이사야』; 존 오스왈트, 『이사야』 I–II).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이사야 서론 및 본문 해설; 존 N. 오스왈트, 『이사야』 I–II; 알렉 모티어, 『이사야』;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이사야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이사야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예언에 대한 서론: 하나님 백성의 현재와 미래(1:1-5:30)


1. 하나님의 고발, 고소, 약속(1:1-31)

(1) 표제(1:1)

(2) 이스라엘의 상태(1:2-9)

(3)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공의(1:10-20)

(4) 현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1:21-31)

(1) 표제(1:1)

책의 제목은 “환상”(계시)이다. 저자는 이사야며,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cf. 2:1). 이사야가 환상을 본 때는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BC 792-686년)이다. 그는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로 소개한다. 아모스가 왕족이었을 가능성은 없다. 이 환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스라엘 전체를 대표)에 관한 환상이다.

(2) 이스라엘의 상태(1:2-9)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재판석의 증인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고발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고 그 결과로 상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2-3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소송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식으로서 양육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는 주인을 알아보는 소나 나귀만도 못한 일이다. 이스라엘은 알지[야다] 못하고 깨닫지[빈] 못한다.

이사야의 고발(4-9절)은 일종의 애가다. “오호라!” 이사야는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성을 지적한다. 4절에서 “나라”와 “백성”, “범죄한”과 “허물진”, “종자”와 “자식”, “행악”과 “부패한”은 평행으로 짝을 이루며 강조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며”(이혼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부하였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거부한 결과는 징계다. 이스라엘은 매를 맞고 온몸과 마음이 상했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더 짓는다(5절). 그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6절).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과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이방인에게 넘어갔다(7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cf. 레 26, 신 28-29).

그나마 진노 중에 긍휼이 있었다. “딸 시온”은 겨우 남았다(8절).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남은 자[사릿]”(9절)를 남겨 주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앗수르)의 신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분은 “만군의” 왕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여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9절).

(3)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공의(1:10-20)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의 경각심을 심어준다(10절).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행태를 책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물들과 분향을 싫어하신다. 그 제물들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12-13절). 13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종교의식(제사, 절기, 기도)을 싫어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신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13절) 때문이며 그들의 기도하는 손은 “피가 가득한”(15절) 손이기 때문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저주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제물이 아닌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16-17절). 이는 신명기 10:12-13 및 미가 6:8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이스라엘은 의식적인 씻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적이 종교지도자들과 특별히 재판관을 비롯한 권세있는 자들에게 주로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숭배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 죄에 똑같이 이끌렸음을 수차례 지적한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사야는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순종을 독려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법정 공방을 해보자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울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신다(18절). 그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cf. 25-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19절). 그들이 이것마저 거절한다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유지해야 할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순종이 용서를 낳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에게는 용서를 선포하시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하다.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모든 수사적 언어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도 하나님의 용서를 언제든 경험할 수 있다는 일체의 입장과 반대된다.” (오스왈트, 121-122)

(4) 현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1:21-31)

이제 이사야가 말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며 탄식한다. 신실하던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이스라엘의 대표로서)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이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불의를 가져온다.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이 이제는 “살인자의 도시”가 되었다(21절). 22절은 혼합에 대한 비유이다. 순수한 예배, 정결한 마음이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더러워졌다. 그에 따른 결과는 23절이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뇌물을 좋아하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향해 횡포를 부린다. “사회적 불의는 궁극적으로 공평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한 결과”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번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로 그분을 소개한다. 사람은 “스스로”(16절)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모두 “죄의 포로들”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해방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대적과 원수에게 보복하실 것이고(24절),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씻으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것이다(25절). 타락한 지도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살인자의 도시”가 아닌) “의의 성읍” “신실한 도시”라 불릴 것이다(26절).

황폐된 “시온”(8절)은 정의[미쉬팟]와 공의[체다크]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27절). 이는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미쉬팟]이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생각은 24절에서 보여준 대적/원수에 대한 보복을 통한 정복과 해방을 그 기초로 담고 있다. 앞으로 더욱 밝혀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정복을 위해 “나의 종”을 죽게하시고 모든 대속을 이루게 하신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더이상 고소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의 죄는 눈과같이 씻길 것이다(18절). 그러나 이러한 구원관이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cf. 56:1).

다른 한편 끝까지 패역한 자와 완고한 자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28절). 그 망하는 자들의 수치를 28-31절까지 보여 준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은 마른 나무와 동산 같이 되고, 영원한 심판의 불에 탈 것이다.

・ 2. 문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대 미래 모습 (2:1-4:6)




2. 문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대 미래 모습(2:1-4:6)

(1) 야곱 족속의 운명(2:1-5)

(2) 버려진 야곱 족속(2:6-4:1)

(3) 회복된 이스라엘(4:2-6)

(1) 야곱 족속의 운명(2:1-5)

또 다른 표제와 함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복된 운명을 잠깐 보여주고(2-4절) 그 후 길게 이스라엘의 심판(여호와의 날)에 관해 말한다. 2-4절에 표현된 이스라엘의 복된 운명은 오직 심판(2:6-4:1)과 정화(4:2-6)를 통해서만 성취될 것이다. “그 날들 이후에”(말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에 세워질 것이다(2절, cf. 한글개역개정에서 “모든 산 꼭대기에” 세워진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만국 백성들이 즐거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의 길을 따라 살기를 기뻐한다(3절).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결과는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이다(4절).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일깨우며 권면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5절) “야곱 족속”에 대한 언급은 “만국/열방”과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열방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이스라엘)가 분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A . 인간을 신뢰함(2:6-22)

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한글개역개정에는 나타나지 않음). 이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죄악상(버림받은 이유)을 설명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풍속과 미신을 따랐다(6절, cf. 경고-레 19:26, 신 18-9-14). 그 땅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우상으로 가득채웠다(8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자세히 말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9절)라고 말한다. 논란이 많은 구절이긴하지만, 이는 선지자의 깊은 절망을 표현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나 저주라기보다는 죄악을 보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과 한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경고의 외침(“너희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10, 19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죄악을 볼 때, 이사야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홀로 높아지는 때를 보기를 갈망한다(1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갈망은 반복되어 나타난다(17절).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모든 교만한 자가 낮아지게 되는 날이며(11, 12, 17절, cf. 13-16절에서 나무와 산, 성벽과 배들은 교만한 자들을 상징한다). 우상을 따르던 자들이 부끄럽게 되며(18, 20절)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여 숨게 되는 날이다(10, 19, 21절).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거부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움[파하드]”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날을 보는 이사야는 경고하여 외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있느냐”(22절) 이 구절은 이어지는 다음 절들과 더 잘 어울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인생들(3:2-3)을 제거하여 버리실 것이다.

b. 인간에 의존하는 어리석음(3:1-4:1)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벌하심)을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전달한다. 2:22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과 말했었다. 인생을 의지하는 말아야 하는 이유(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그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1절, cf. 1절은 사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양식과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를 지켜 줄 거라 생각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매수했으며, 자신 출세를 위해 높은 자에게 아첨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복술자를 찾아갔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높아보였던 사람들(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다. 부끄럽게 끌어내리 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소년들과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자격 안 되는 자들(소년들, 아이들, 여자들)은 백성과 어른들을 학대할 것이다(4-5절, cf. 12절). 완전히 망가진 사회/국가를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질서도, 공의도, 자비와 존경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라를 회복시킬 지도자가 더이상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하찮은 사람조차도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를 거부한다(6-7절).

앗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사야는 그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대화하여 묘사한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8절, cf. 8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된다).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반드시 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11절). 그러나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따라 복을 받을 것이다(10절).

3장 전반부가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심판을 이야기 했다면 중반부(12-15절)는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로 화제를 전환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12절), 불의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연약한 자들을 학대한다(14-15절).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은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7:1-17, 14:4-21, 22:15-29, 32:3-8).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유일한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14절).

16절부터“시온의 딸들”이 경험하게 될 수치스러움의 극치를 그린다. 그들은 콧대가 높은 귀부인들과 같다(16절, cf. 단지 여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머리”는 벗겨질 것이며(17절, cf. 24절-“대머리”), 그들을 빛나게 하고 화려하게 보이게 했던 모든 장신구가 제거될 것이다(18-23절).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다. 상황은 전쟁 상황을 보여 준다. 전쟁에서 남편(가족의 남자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그들의 모든 장신구는 제거될 것이다. “썩은 냄새와 굵은 베 옷”도 이러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 이어지는 구절(3:25-4:1)은 전쟁의 황폐함과 함께 모든 남자/남편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준다.

(3) 회복된 이스라엘(4:2-6)

“그날에”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4:1의 저주도 “그날에” 있을 일이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로 심판 날이었다. 그 심판은 악한 자/교만한 자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날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회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cf. 3:10-11, 2:4). 2:1은 회복의 완성이 “그 날들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다.

“여호와의 싹/가지[체마흐]”(2절)은 메시아를 가리킨다(cf. 델리취, E.J.영, 알렉 모티어, 오스왈트는 탈굼과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 칼빈은 풍요로움으로 해석했으며 현대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모티어의 주석을 참고하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남아 있는 자/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생존자로 기록된 자/시온의 딸”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사 거룩하다고 칭하실 것이다(3-4절).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 지나간 뒤에 소망을 본다. 불같은 심판은 깨끗케 하는 과정의 한 요소일 것이다.” 스가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다(슥 3:8-9). 또한,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슥 13:1).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대회/성회) 위에 그분의 영광(구름, 빛)으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공간을 넘어 확장되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임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것이다(cf. 시 91:1-2).

・ 3. 들 포도밭의 소출 (5:1-30)




3. 들 포도밭의 소출(5:1-30)

(1) 포도원의 노래(5:1-7)

(2) 들포도에 임할 화(5:8-25)

(3) 다가오는 멸망(5:26-30)

(1) 포도원의 노래(5:1-7)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사실 “사랑의 노래”라기보다는 고발에 더 가깝다.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하나님)을 위하여 노래(시)를 말하겠다고 한다. 한 농부가 좋은 땅을 일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키웠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농부는 자신과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고 한다(3절). 이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유의 해석을 듣기 전에 청중들은 당연히 그런 포도원은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농부는 그 포도원을 다 헐어 짓밟히게 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농부는 구름에게 명하여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6절). 여기서 그 농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의[미쉬팟]와 공의[체다카]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포학[미스파흐]과 ‘부르짖음’[체아카]의 열매를 맺었다(7절, cf. 16절).

(2) 들포도에 임할 화(5:8-25)

이 단락에 나오는 6번의 “오호라!”(화있을진저)와 4번의 “그러므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높아지심’(17절)이 있다.




B ́ 두 개의 ‘그러므로’ 선언(5:24-25)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부유한 자들로 많은 땅을 끌어 모으고(8절) 술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다(11-12절). 그들은 거짓을 일삼으며 말로 하나님을 도전/조롱하고(18-19절), 악을 선하다하고 선을 악하다하면서 모든 것을 왜곡하는 자들이다(20절). 그들은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하며(22절)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뇌물을 받아 거짓판단하는 자들이다(22-23절). “술취함”은 방탕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cf. 12절, 엡 5:17-18).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부유한 자들의 집은 황폐해지고 땅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9-10절). 이들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호세야의 외침처럼(호 4:6),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13절). 스올은 그들의 호화로움과 즐거움을 삼켜 버릴 것이다(1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오직 “정의[미쉬팟]와 공의[체다카]”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16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찬양받으실 것이다(cf. 계 16:5).

24-2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할 것임을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악한 자들의 “그루터기”와 “뿌리”를 삼킬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노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말씀을 버리고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3) 다가오는 멸망(5:26-30)

이사야는 들포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8-25절) 포도원에 다가올 파멸도 암시적으로 언급했다(13-17, 24-25절). 이제 이사야는 군대의 돌격과 사자의 사냥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의 확정성과 엄중함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해 “먼 나라들”을 불러 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강한 군대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들은 사나운 사자처럼 먹이를 움켜질 것이며 아무도 그 입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은 두려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며 어두움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BC 8세기가 저물기 전에 거의 유다의 전역을 유린했던 앗수르 군대를 예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파괴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군대를 정비하여 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의지하는 죄를 더 할 뿐이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그날)에 반드시 교만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행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분의 “자비”[헤세드]를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헤세드]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54:8, 9)






II. 섬김으로의 부르심(6:1-13)

우리는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도 소망은 있었다. 헌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가? 6장(이사야의 개인 소명 경험)은 그 힌트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6장은 1-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6장은 전환점으로써 7-12장의 서론이기도 하다. 6장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면서(1-5장), 동시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는(7-12장) 역할을 한다.

・ 1. 환상 (6:1-8)

이 단락이 전하는 환상은 이사야의 전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엄, 거룩하심, 공의는 이사야 메시지 안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한다. 이 환상이 정확히 “어떻게”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때는 이사야가 밝힌대로 웃시야 왕이 죽던 해(BC 740년경)였다. 이사야는 단지 자신의 경험의 신빙성을 위해 때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웃시야 왕은 유능한 통치자였고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였다. 그의 통치 아래서 유다는 모든 면에서 성장했었다(cf. 대하 26:1-15). 그런 그의 죽음은 “인생을 의지하던”(2:22)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본 것은 참된 왕좌에 앉으신 “왕”(5절)이었다. 이사야는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볼 때에 자신처럼 죄를 깨닫고(5절),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7절)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을 내다 보았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높이들린” 주님[아도나이]을 보았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헤칼]에 가득하였다. “성전”으로 번역된 [헤칼]은 왕권 개념과 관련되어 “궁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주위의 스랍들[세라핌]은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였고, 이 소리는 땅을 진동시켰고 ,연기가 성전(집)을 가득 채웠다(2-4절). 환상의 분위기는 압도적인 위엄과 두려움이다.

“스랍”(2절)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의 다른 본문(14:29, 30:6)에서는 뱀으로 표현되며, 민수기(21:6, 8)에서는 “불뱀”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본문의 스랍을 “날으는 뱀”으로 볼 이유는 없다. 오스왈트는 “불타는 듯한” 존재를 암시한다고 말한다. 스랍들이 노래한 “삼성송”(3절)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최상급이다. 그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만물과 구별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스왈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신성뿐 아니라 도덕적 성품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교부들이 주장한 삼위 하나님 “각 위격”에 대한 거룩함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칼빈에서부터 그 약점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대면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다. 그는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써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5절).

“이사야를 짓누르는 것은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이다. 하나님을 인간과 구별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차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의 성품이 백성들의 성품 못지 않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름 끼칠 만큼 강력하게 인식한다. 백성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은 깨끗하다.” (오스왈트)

그때에 한 스랍이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한다(6-7절). E.J.영은 그 숯이 새까맣게 탄 번제물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이미지는 피흘림과 속죄를 연상케 해 준다. 한편 오스왈트는 “불타는”의 의미를 강조한다.“불타는 숯”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연상케하며 그것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한다(cf. 4:4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8절) “우리”는 천상 회의의 천군을 의미할 것이다(cf. 왕상 22:19-20).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은혜로 정결케 된 이사야는 하나님을 뜻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 2. 사명 위임 (6:9-13)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이다” 니느웨로 보냄받은 요나가 받은 사명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개”를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이미 확정된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9절, 이는 평행구로 더욱 강조된다). 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왔다. 이사야는 백성들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9-10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29:10).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5절)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실망을 경험한다. 그리고 묻는다. “주님, 언제까지 입니까?”(11절) 이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날을 정하셨음을 감지했으며 그 심판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혹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할 것인지를 묻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대답하신다(12절). 진실로 황폐함은 철저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소망의 한 줄기 빛은 있다. “거룩한 씨/자손”이 그루터기처럼 남게 될 것이다(13절, cf. 4:2 “여호와의 싹/가지”). 이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것이며(창 22:17-18, 삼하 7:12, 대상 17:11),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며 동시에 가장 확실한 소망이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다(cf. 1:27). 이 소망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후반부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III.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까: 섬김의 기초(7:1-39:8)

・ 1. 하나님이냐 앗수르냐: 믿음의 부재 (7:1-12:6)


1. 하나님이나 앗수르냐: 믿음의 부재(7:1-12:6)

(1) 아이들, 하나님 임재의 징조(7:1-9:7)

(2)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됨(9:8-10:4)

(3) 파괴를 극복하는 소망(10:5-11:16)

(4) 신뢰의 노래(12:1-6)

a. 네가 믿겠느냐?(7:1-9)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다(3절). 선지자의 예언은 사색 속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미래 예측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며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고 가리키는 목표가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하스에게 주어지며 그가 아람-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대치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매우 흔들리고 있을 때에 주어진다(cf. 대하 28:5-8, 17-18). 열왕기하(16:7-9)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하스는 이때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였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앗수르의 왕과 그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다(cf. 왕하 16:10-16, 대하 28:22-24).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두려워한 아하스는 성의 상수도를 살피고 있었고, 이사야는 거기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는다(3절). 이곳에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숩”(‘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도 데려가라고 하신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부지깽이에 불과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 나라들은 확실히 다 망할 것이다. 굳게 믿으라(4-9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온 땅과 “분봉왕들” 위에 계신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cf. 6:3, 5, 7:8). 아하스는 온 나라들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앗수르와 에브라임의 주권자를 의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① 임마누엘의 징조(7:10-25)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한 징조/표징을 구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12절). 이사야의 반응(13절)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이 다른 곳(앗수르 왕-17절)에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아하스는 “굳게 믿으라”(9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표징은 “임마누엘의 탄생”(14절)이다. 강조는 “숫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기적에 있지 않다(cf. 이 아이가 역사 속에서 실제 누구의 아이냐하는 논쟁도 의미 없다). 강조는 한 아이가 자라기 전에(짧은 기간 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16절, cf. 실제로 이 일은 약 12-13년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임미누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한편 17절은 아하스가 의지했던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날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어지는 18-25절은 “그날에” 참혹함에 대해 묘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는 앞에서부터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cf. 1:24-31, 2:4, 3:10-11). 여기서는 불신하는 아하스에게 심판의 날이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앗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치게 하실 것이며 수치(삭도)를 안겨 줄 것이다(18-20절, cf. 3:17). 21-22절은 그 황폐함이 얼마나 심한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마리로부터 얻는 젖의 양이 먹기에 충분할 만큼, 유다에 남은 자게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cf. “엉긴 젖과 꿀”은 왕족의 음식을 상징한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이고 짐승들의 터전이 될 것이다(23-25절).

② 마헬살랄하스바스의 징조(8:1-10)

이제 배경은 바뀌었다. 이사야는 더이상 아하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명령하셔서 “마헬살랄하스바스”(‘약탈에 빠른’)이라는 글씨를 큰 서판에 쓰게 하신다. 아마도 벽보처럼 붙여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cf. 볼프Wolf는 이 문서가 혼인문서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에 두 명의 신실한 증인이 증언한다. 또한, 이사야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짓는다(3절). 이는 얼마 안 되어 남유다를 위협하는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앗수르에 의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표이다(4절). 그런데 이 이름 또한, 임마누엘처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메섹과 사마리아만 약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약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cf. 6-7절).

“실로아 물”(6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물은 예루살렘 성 주변 기혼 샘에서 흘러 성내로 들어오는 물줄기였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생명의 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물을 버리고 “큰 강물”(앗수르)을 선택했다. 작은 시냇물 보다는 당연히 큰 강물이 나아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도움이 됐다(그들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의 멸망을 기뻐하였다-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말씀하신다. 그 도움이 되었던 강물이 넘쳐 흘러 유다를 덮칠 것이다(7-8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cf. 7:18, 20).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야기 할 때(16-20절)와 똑같이 역설적인 반전을 전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소망은 있는가? 그렇다! “임마누엘 징조”에서 “남아 있는 자”(22절)가 언급 된 것처럼, 여기서는 그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 버릴 것이지만 “목까지”만 미칠 것이다(8절). 이것은 그나마 희망이 담기 표현이다. 앗수르는 사냥감을 덮칠 태새로 나는 맹금류같지만, 딱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기 때문이다(8절). 9-10절은 그 어조가 확실히 바뀐다. 이사야는 확신 속에 외친다. “너희 민족들아,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 보라. 너희는 끝내 망할 것이다. 너희는 연합작전을 세워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cf. 7:7).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9-10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시기 때문이다!

① 하나님께 주목하라(8:11-9:1)

이 단락은 7장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을 숙고함과 동시에 9:2-7에 나타나는 “한 아기” 예언을 준비한다.“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12-13절). 이 구절은 이 단락의 통일된 중심 주제로, 전체 큰 단락의 중심 주제와 동일하다. 즉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11절은 “왜냐하면, 이처럼...”으로 시작되는데, 앞 단락(9-10절)의 내용, 즉 민족들이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은 “이 백성의 길”로 행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분께 걸려넘어지게 될 것이다(14-15절). “이 백성”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음모, 12절의 “반역자”는 “음모”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에 마음이 요동되고 있으며 그 불안함을 덜기 위해 “신접한 자와 마술사”(19절)를 찾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17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징조와 예표”를 보여 주시고(18절)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한다(cf. 6:9).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걸림돌과 올무”가 될 뿐이다(14-15절).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11절, “하나님의 영으로”의 의미일 것이다) 깨우쳐주신 바에 따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13절)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피난처[믹다쉬]”(14절)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구별된 분으로 높이고 그분의 본래의 자리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한 자리(피난처)를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사야와 함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하여 그분을 바라본다/믿는다(17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증언”(16, 20절)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19절)을 찾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만이 남게 될 것이다(20-22절). 반대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9:1-2).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북쪽지역(스블론과 납달리,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을 제일 먼저 치게 하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제일 먼저 은혜의 빛줄기를 내려주실 것이다(cf. 마 4:12-16 성취).

②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9:2-7)

이 단락은 7장에서부터 시작된 “임마누엘”의 개념이 절정을 이룬다.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방편과 관점에 의존하면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질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증거를 거부한 아하스의 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한 어둠 속에 장차 올 왕을 통해 자신의 구원하는 능력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심으로 백성들을 즐겁게 하실 것이다(3-5절). 전쟁은 완전히 종식될 것인데(5절), 왜냐하면, “한 아기” 곧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6-7절, cf. 11:1-5). 그런데 전쟁의 문맥에서 왜 갑자기 “아이”가 등장하는가? 왜 그냥 위대한/신적인 왕이라고만 하지 않는가? 아기의 탄생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또한, 그 신적인 왕이 매우 인간적일 것이라는 역설 또한, 보여 준다.

이 아이의 이름인 “모사의 기묘함”은 이사야서 앞에서부터 지적되어 온 인간적 지혜를 반격한다. 그들의 계획과 음모(9:10, 12)는 이 아이 앞에 꺾일 것이다. 이 아이의 신성은 이어지는 이름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강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아이의 마지막 이름은 그의 역할과 목적을 말해 준다: “평화[샬롬]의 왕자”(6절) 그의 통치와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며 영원히 “정의[미쉬팟]와 공의[체다카]로”(7절) 보존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다윗의 왕좌와 나라를 언급함으로써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바로 그 “씨”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지난 날 화려했던 솔로몬의 때는 그림자에 불과 했다. 이제 그 그림자는 물러가고 참 빛,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질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cf. 37:21, 출 20:5-6, 왕하 19:31, 슥 8:2)!

(2)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됨(9:8-10:4)

이 단락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는데, 후렴구(“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12, 17, 21, 10:4)를 중심으로 하여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① 9:8-12. 먼저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을 향한다.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이다.

② 9:13-17. 완악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불구하고 자기들을 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장로, 귀인, 선지자)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망령되이 말하는”(10절) 이 백성들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든 인도자와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의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③ 9:18-23. 죄악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은 자기 자신을 소멸시킨다. 악행자는 자기 형제도 아끼지 않으므로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북이스라엘(에브라임, 므낫세)은 서로 물고 뜯을 것이며 결국, 자신들의 형제인 남유다까지 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불)이다.

④ 10:1-4. 불법을 행하며 가난한 자/고아/과부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만 가득하다. 그들은 심판(조사)의 날과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포로됨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분노는 다 풀리지 않을 것이다.” 심판 뒤에 소망이 아닌 심판 뒤에 “은혜없음”이 기다리고 있다.

(3) 파괴를 극복하는 소망(10:5-11:16)

여기서부터 어조가 급격하게 바뀐다. 앗수르는 멸망시키는 자였지만 이제 멸망당하게 된다. 그리고 앗수르를 대신하는 참된 능력과 의와 평화의 나라가 출현할 것이다(11장).

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앗수르(10:5-19)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몽둥이”(5절)에 불과함에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앗수르의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온 세계를 얻었다고 말한다(13-14절). 자기 수하의 신하들은 다 왕들이라고 자랑한다(8절).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자신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며 망령되게 말한다(10-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대로 남유다에 심판을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12절).

앗수르는 도끼와 막대기에 불과한대도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도전했다(15절). 그러므로 앗수르는 그 영화와 영광이 맹렬히 타는 불에 사라질 것이다. 그 불은 이스라엘의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17절).

② 회복이 약속됨(10:20-27)

앗수르의 멸망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20, 21, 22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소망과 함께 파멸의 큼을 강조한다(22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사 파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23절).

24-25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너희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않아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앗수르의 압제 아래 고통 받는 자들에게 견딜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취소하거나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이길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는다. 그들을 향한 뜻(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판을 통과하여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친 것같이(26,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치신 것같이 하실 것이다(26절). 소가 쌀찌고 건강하여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다(27절).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며 파괴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므로 소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형벌도 소망으로 귀결될 수 있다.” (오스왈트)

28-32절은 큰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침없이 달려오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들의 위협적인 진군에 주변 성읍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민들을 위협한다(32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와 그 높은 자”(33절)를 꺾으실 것이다. “그 빽빽한 숲/레바논”(34절)이 베임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33-34절이 앗수르를 가리키는지 유다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유다로 이해한다면, 11:1의 “줄기/가지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예언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칼빈과 카이저). 한편 “레바논”은 앗수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cf. 겔 31:3) 본 구절들을 앗수르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① 평화의 왕(11:1-9)

7:14절에서 표현되기 시작하고 9:1-6에서 부연 설명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활짝 꽃을 피운다. 이스라엘은 크게 멸망할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멸망은 아니다. 앗수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귀환은 “이 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1절)의 보호 아래 이루어질 것이다(1절). “싹”[호테르]은 오직 이곳과 잠 14:3에서만 나타나며 “어린 자손”을 가리킨다. “이새”를 언급한 것은 다윗의 집이 보잘것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이다. 여기서 싹은 “뿌리에서 난 한 가지[네체르]”와 평행을 이룬다. “싹/가지”는 명백히 메시아를 가리키며 스가랴서(3:8, 6:12)와 예레미야서(23:5, 33:15)에서의 “가지”[체마흐]라는 용례에 대한 결정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그 “싹”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2절).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전능한 모략”의 영이다. 또한, 그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특징을 드러낼 것이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3절의 첫 어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향의 냄새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메시아도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경외심 어린 관심의 태도를 “흠향”하실 것이다(오스왈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인간적 수준을 뛰어넘는 재판관임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호크마]/총명[비나]/지식[다아트]”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완벽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실 것이다(3b-4a절). 그분의 심판은 악한 세상을 치실 것이다(cf. 요 16:8). 그분의 통치는 “공의[체덱]와 정직[미쇼르]” 그리고 “신실/진실[에무나]”(4-5절)로 특징지어진다.

6-9절은 메시아의 통치로 귀결될 평안과 안전을 묘사한다. 동물들과 아이의 비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폭력과 억압, 그리고 위험과 두려움이 사라진 모습을 그려낸다. 그곳에는 “악행도 파괴”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무지함”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지적 받았었다(5:14).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② 약속된 귀환(11:10-16)

10절에서는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이 “깃발”로 세우실 것이고, 열방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백성”을 모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1-12절). “앗수르와… 바다 섬들”은 당시 알려진 세계를 완벽하게 포괄하는 표현이다. 함께 모인 그 백성들은 예전처럼 서로 싸우거나 질투하지 않고(9:19, 21) 연합하여 주변국들을 정복할 것이다(13-14절). 하나님께서는 옛날 출애굽 때처럼 유브라데 강(앗수르)을 치사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마른 땅을 건너 오게 하실 것이다(15-16절).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언을 새 예루살렘, 즉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일차적인 초점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에 있다(cf. 롬 11장).

(4) 신뢰의 노래(12:1-6)

7-11장 전체는 주변 열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열방의 주인이시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짧은 찬양의 노래는 이에 걸맞는 결말이다. “그날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며 저의 노래이시고 저의 구원이십니다.”(2절) 이스라엘은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앗수르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이시며 힘이 되신다.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자가 된다(3-5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신다(cf. 6:3, 10:22-23).

・ 2.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13:1-35:10)

“열방의 운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13-23장). 열방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 무대의 주연 배우이시다(24-27장). 왕이신 하나님 대신 열방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28-33장). 그 궁극적인 결과는 열방을 신뢰하면 사막, 하나님을 신뢰하면 동산이 펼쳐진다는 것이다(34-35장).” (오스왈트)

얼핏 보기에 이 큰 단락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임하게 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로써 열방을 신뢰하는 행위의 어리석음은 입증된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다.”




2.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13:1-35:10)

(1)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3:1-23:18)

(2)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24:1-27:13)

(3) 열방을 신뢰하는 일의 어리석음(28:1-33:24)

(4) 하나님을 믿거나 열방을 믿거나 열방을 믿은 결과(34:1-35:10)

(1)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3:1-23:18)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쪽의 강대국이 상징하는 교만에 대한 심판(13:1-14:27), 유다를 위협하지만 유다가 동쪽의 강대국에 맞서 함께 동맹을 맺으려 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14:28-17:6),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의존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결과에 대한 재진술(17:7-18:7), 유다가 믿고자 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19:1-20:6), 앗수르에 대한 반란을 요구한 갈대아인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21:1-17), 앞을 못 보는 유다에 대한 심판(22:1-25), 서쪽의 강대국 두로가 상징하는 교만에 대한 심판.”

a. 바벨론에 대한 심판(13:1-14:27)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이사야서의 저작 시기를 포로기 시대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바벨론은 이미 BC 720-708년 사이에 앗수르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영광과 교만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심지어 “메대”(17절)도 일찍부터 앗수르인들에게 재앙으로 인식되어 왔다.

① 인간의 교만을 멸하시는 하나님(13:1-22)

13-14장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신탁/계시”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용사”들을 불러 “교만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하신다(2-3절). 그 무리는 먼 곳에서부터 모인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써 온 땅을 멸할 것이다(4-5절).

그날은 “여호와의 날”(6, 9절)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는 날이 될 것이다(8절).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을 벌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다(11절). 하나님의 분노는 맹렬할 것이며 온 하늘과 땅은 흔들릴 것이다(10, 13절). 이는 심판의 우주적 성격을 보여 준다. 14-18절은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이 격게 될 참상을 묘사한다. 그“메대 사람”(17절)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인 오늘날의 이란 중부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일찍이 BC 836년에 앗수르인들은 그들을 적이라고 불렀다. 메대 사람은 은과 금을 빼앗기 위해 살인하지 않고 그저 잔인하게 살인을 즐긴다(17-18절).

결국, “열국의 영광”(19절)이었던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곳은 오직 들짐승들만이 거하며 뛰노는 곳이 될 것이다. 그의 날이 가까웠다(20-22절).

② 바벨론 왕의 몰락(14:1-23)

바벨론의 멸망의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역전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본토로 돌리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1-3절). 4a절의 “바벨론 왕”은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앗수르의 왕인 사르곤이나 산헤립뿐 아니라 디글랏빌레셀도 자신을 “바벨론 왕”이라고 불렀다.

4b-11절은 거의 똑같은 길이를 가진 네 연으로 이루어진 시로 가장 세련된 히브리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첫째 연(4b-8절)은 폭군이 사라지면서 땅에 가득해진 안도감을 묘사하고, 둘째 연(9-11절)은 죽은 자들이 스올에서 이 왕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보고 놀라는 장면을 그린다. “너도 우리와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10절). 셋째 연(12-15절)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스스로 교만하여 “지극히 높이신 이”와 비기려 했지만 결국, 스올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게 됨을 보여 준다. “계명성/샛별”은 가나안 신화에서 신들이 한때 바알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 한 아틀 신일 수 있다. 마지막 넷 째 연(16-21절)은 세계를 주름잡던 이의 결국,이 자기 무덤에서 마저도 쫓겨나는 최종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에 관해 말한다.

22-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은 “바벨론 왕”(4절)이 한 특정 개인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끊으실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③ 앗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14:24-27)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운명에 대해 맹세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앗수르를 멸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든 멍에/짐이 벗겨질 것이다(24-25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26-27절).

b.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14:28-17:11)

이 신탁으로 이사야는 유다가 의지할만한 주변국들에 대한 일련의 심판을 시작한다. 이 구체적인 신탁의 정확한 시기와 상황은 논쟁거리다. 그럼에도, 이 신탁의 주된 의미는 분명히 전달된다.

① 블레셋(14:28-32)

블레셋에 대한 “계시/신탁”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어졌다. 블레셋은 자신을 치던 “막대기”(유다의 히스기야, 혹은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셀3세/살만에셀3세)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뒤를 이을 왕이 여전히 블레셋을 압박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전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29-30절). “북방에서 오는” 연기는 앗수르의 군대를 가리킨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사신들은 “시온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백성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나 블레셋은 보호자가 없다. 이는 “시온”이 블레셋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 준다.

② 모압(15:1-16:14)

15장은 모압을 위한 애가로서 모압에 닥칠 재앙의 파괴적인 효과에 관해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압의 주요 성읍인 알과 기르(15:1)가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큰 애통이 모압 전체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15:2-4, 8).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 하신다(15:5, cf. 16:9). 명시된 성읍들은 이 공격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언급되지만 도주로(5:5-7)는 남쪽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끝까지 추적하실 것이다(15:9).

16장은 모압을 위한 애가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 세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 부분(16:1-5)은 모압 족속이 유다를 향하여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압은 시온에 조공을 가지고 나아가 쫓겨난 자들을 숨겨달라고 요청한다. 4b-5절은 모압 사신의 입을 빌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다(cf. 알렉 모티어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해하며 다른 이들은 시온이 모압에게 하는 말로 해석한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헤세드]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5절). 모압의 피난민들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이다. “이사야가 소중히 여겼던 메시아 신앙이 전 세계적인 것임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알렉 모티어)

둘째 부분(16:6-12)은 모압의 교만과 풍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헛됨에 관한 이야기한다. 모압을 묘사하기 위해 “교만” “자만” “거만” “오만”이라는 유의어들을 나열한다(6절).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해 슬피우신다(9, 11절. cf. 15:5). 셋째 부분(16:13-14)은 모압 멸망에 대한 예언이 3년 안에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품꾼의 정한 해와같이 3년”이라는 표현은 아주 까다롭게, 즉 정확하게 계산하여 3년이라는 뜻이다.

③ 다메섹(수리아)와 에브라임(17:1-11)

유다 남쪽의 두 나라(블레셋, 모압)를 다룬 뒤, 이사야는 이제 북쪽에 있는 두 나라(다메섹과 북이스라엘)를 다룬다. 이는 BC 735-732년의 수리아-에브라임 동맹기를 염두에 둔 예언일 것이다. 먼저, 다메섹에 관한 신탁으로 시작한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로 고대 세계의 가장 전략적인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은 장차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이다(1-2절). 3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운명을 함께 다룬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여져 조금 남듯이 수리아의 영광도 그렇게 될 것이다(4-6절).

그날에 사람(아담/인류)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7-8절). 10-11절은 2인칭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한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가지/묘목”(10절)을 심는다.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는 헛되며 오직 심한 슬픔의 날만 있을 뿐이다.

① 소동하나 겨와 같음(17:12-14)

이 단락은 많은 민족이 충동되어 파도처럼, 많은 물처럼 이스라엘(“우리”)에게 몰려 들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그것들이 다 도망하고 흩어질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압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끝내 그것을 거두어들이실 것이다. 하루 아침에 적군이 도망가는 이미지는 산헤립의 공격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cf. 37:36-38).

② 하나님의 메시지(18:1-7)

이 단락은 “구스”를 언급하지만 “신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단락과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단락 모두 “슬프다”로 시작하며 같은 내용을 다룬다. “구스”는 당시 땅 끝을 상징했다. 이사야는 땅 끝에서 부름받은 “특사들”(2절)의 입을 통해 “세상의 모든 거민”(3절)에게 메시지를 전한다(cf. 알렉 모티어는 이 메시지가 “장대하고 준수한” 구스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본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햇볕이 온 땅에 비치듯이 세상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식과 과일이 익기 시작할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을 베어 버리시고 짐승들에게 넘겨 주시겠다는 것이다(5-6절). 이 또한, 산헤립의 공격 사건에서 들어맞는 예언이다. 그리고 나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께 굴복되어 조공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아 올 것이다(7절).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cf. 16:5, 17:7).

① 애굽의 힘이 꺾임(19:1-15)

유다는 앗수르의 위협이 점점 커져 갈수록 애굽을 점점 더 많이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선지자는 애굽의 종교(1-4절)도 물질적 상황(5-10절)도, 애굽의 자랑거리인 지혜(11-15절)도 다 헛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역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1절) 애굽에 임하신다. 애굽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 떤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와 이웃을 치며 쇠약해 진다. 이는 국가적 불화를 표현하며 실제 이집트의 역사도 그와 같았다. 애굽의 내적 불화는 더 많은 마술적이고 무의식적인 강신술이 효력을 발휘한다(3절).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잔인한 통치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4절).

이어서 애굽의 생명 줄인 강에 저주가 임한다. 나일강과 수로들이 마르고 악취가 난다. 이로인해 애굽의 어업과 농축업, 산업까지 치명타를 입고 상류층(기둥)부터 하류층(품꾼들)까지 고통을 격게 된다(5-10절). 11절과 13의 “소안의 방백들”은 애굽의 주요 도시였던 타니스의 관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라 교만했지만 어리석은 길로 인도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 일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14절).

② 애굽이 유다에게 오리라(19:16-25)

이 단락은 한마디로 “그날에” 애굽도 언젠가는 유다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텐데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애굽은 하나님의 “계획”(17절, cf. 10:6, 14:24) 안에서 하나님과 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징벌과 두려움 뒤에는 회개가 따라올 수 있다. 18절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오스왈트는 “다섯 성읍”은 적은 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개종하는 성읍들이 있을 것이라는 강조로 보며, “멸망의 성읍”도 “태양의 성읍”으로 번역하는 것을 따르면서 태양신(레)을 숭배하는 성읍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

세 번째 “그날에”(19절)는 22절까지 이어지는데, 애굽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cf. 창 12:8, 28:22)이 있을 것이다. 애굽인들은 핍박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이다(20-21절).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22절).

“그날에”(네 번째와 다섯 번째, 23-25절) 애굽과 앗수르는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앗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 부르시며 복되게 하실 것이다.

③ 애굽을 신뢰하는 일의 어리석음(20:1-6)

이 신탁은 BC 713-711년을 배경으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게 하여 애굽과 구스가 이처럼 앗수르에게 수치스럽게 끌려 가게 될 것을 예표하게 하셨다(2-4절). 아스돗(1절)이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배신당했던 것처럼 레반트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유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E. 바벨론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 (21:-22:25)

유다는 애굽뿐 아니라 바벨론에도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당시 바벨론은 앗수르에 대항하여 다른 속국들 사이에서 반란을 부추기고 있었다. 결국, 바벨론 성은 BC 689년 산헤립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다.

① 바벨론(21:1-10)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바다의 땅”이라고 불렸었다. “해변 광야”(1절)라는 표현은 조롱섞인 표현일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바벨론의 적들(“엘람과 메대”)에게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바벨론을 향한 묵시는 혹독한 것이었으며 선지자는 그 잔인함에 놀라고 고통하며 괴로워한다(3-4절). 왕과 귀족들이 무사태평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적군이 성읍을 둘러싸고 함락시킨다(5-9절). 이는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의 몰락에 대한 기사와 매우 비슷하다. 거의 모든 주석가는 6절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세워진 “파수꾼”을 이사야로 이해한다(cf. 11절).

“이 주권 아래서 파수꾼은 자기가 본 것을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더라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그것이 그가 세워진 이유다. 즉 파수꾼이 세워진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나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오스왈트)

② 두마(에돔)과 아라비아(21:11-17)

“두마”에 대한 신탁(11-12절)은 바벨론에 대한 신탁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동시대인 BC 8세기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미래인 BC 6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마”는 에돔의 성읍이고(Kaiser) 히브리어로 “침묵”을 뜻한다. 파수꾼인 이사야에게 물은 자는 “세일(에돔)”에서 왔기 때문에 이사야가 “두마”에 관한 신탁이라고 한 의도는 한편으로는 에돔을 암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관한 자신의 예언의 침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13-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신탁으로 아라비아의 지명인 데마, 드단, 게달이 언급된다. 아라비아 전 지역은 앗수르의 억압 속에 있었다. “데마”(13-15절)는 “드단”의 전쟁 피난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게달”의 영광은 철저하게 쇠하게 될 것이다(16-17절).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신뢰는 도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③ 예루살렘(22:1-25)

“환상의 골짜기”(1, 5절)에 관한 신탁이다. “환상/계시/묵시”(1절)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보지 못함”을 반어적으로 조롱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열방과 다르지 않다-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신탁이 열방 심판의 맥락 안에서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15절의 “셉나”에 대한 언급은 이 사건이 앗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을 공격하던 때인 BC 711년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이 때 앗수르 군대는 철수하였고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2절).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 보며 슬피 통곡한다(3-4절).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5절) 이르렀다. “엘람과 기르 사람”의 공격으로 그려지며, 병거는 골짜기에 가득했고 마병은 성문 앞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무력했다(5-8절). 히스기야는 군비, 성벽, 급수 시설(cf. 왕하 18:17)을 점검하며 공격을 대비했지만 정작 “이를 행하신 이/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바라보지는 않았다(9-11절).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며 근신하라”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멸망 전야”의 파티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12-13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14절).

15-25절은 히스기야 시대에 왕궁과 국고를 맡았던 한 셉나(cf. 36:3, 왕하 18:18)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사야서에서 한 개인에 대한 예언(고발)은 여기에서 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 “자기를 위하여” 화려한 묘실을 준비한 셉나를 책망하며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신다(15-18절). “셉나는 이 나라가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즉 현재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 자신만만한 그런 인물이었다”(알렉 모티어). 셉나는 그 지위에서 쫓겨날 것이며 엘리야김(20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cf. 36:22). 엘리야김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21b-24절). 엘리야김은 “단단히 박힌 못”(23절)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 못도 삭아서 부러지고 그 위에 걸렸던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도 부서지게 될 것이다(25절). 엘리야김의 막중한 사명과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한다.

④ 두로(23:1-18)

세상의 동쪽 끝에 있는 큰 성읍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반대편 서쪽 끝에 있는 큰 성읍인 두로에 대한 예언(cf. 계 18:11-24)을 마지막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 된다. 예언은 두로의 멸망(1-14절)과 두로의 회복(15-18절)으로 나뉜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도시들 중 최남단에 있는 도시로 최소한 시돈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BC 5세기까지는 그 지역의 지배적인 도시였다. 해상무역으로 “부요하게 된” 두로, “열국의 상업”이 된 두로는 황무하게 될 것이다(1-3절). 두로의 아버지인 “얌(바다)”이 상실을 애통해한다. 이로인해 두로를 의존해왔던 시돈은 부끄러워질 것이다(4절, cf. 12절). 또한, 무역거래로 혜택을 받던 애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5절). 이 소식은 멀리 다시스까지 충격으로 전해진다(6-7절).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로를 멸망시키는 일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9절)이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흔드시며 세상의 모든 영화와 교만을 꺾으셨다(9, 11절). 10절의 의미는 난해한데, 오스왈트는 두로가 더이상 지원이나 방비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스가 두로에게 등을 돌린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바다의 주님이시다. “갈대아 사람의 땅”(바벨론, 14절)도 무너졌으니 두로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으라”(1, 14절).

15-18절은 두로의 회복에 관해 예언한다. “왕의 연한 같은 70년”(완성을 상징)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돌보시고 예전의 활동을 재게 할 것이다(17절). 열방은 두로(기생)을 다시 기억할 것이며 음란(부 축적을 위한 무역활동)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역으로 얻은 부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리고(60:9) 그 재산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18절)를 위한 양식과 옷감이 될 것이다. 학자들은 두로의 “잊어버린 바 된 70년”을 역사 안에서 규정하려 하지만 그 의견이 분분하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 메시지다. 결국, 이 메시지는 유다를 위한 것이다. 두로의 엄청난 부로 인하여 두로를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모든 열방의 주관자이시며 소유자(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2)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24:1-27:13)

이사야는 13-23장의 구체적인 진술에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로 옮겨 간다. 이 큰 단락에 나오는 역사적 암시를 근거로 시대와 사건을 추정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신학적 메시지다.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성”이 특정한 성읍을 의도하기 보다 세상을 상징한다는 데 동의한다.

① 땅이 으스러짐(24:1-23)

1-6절: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원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임박함을 드러낸다. “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막 황폐하게 하시려는 찰나다.” 이는 “세상 백성”이 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5절, cf. 창 9:1-17). 이제 땅 위에 높은 자는 쇠약해지며(4절),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똑같아 질 것이다(2절). 4-6절은 가뭄의 상황을 그리며 풍요를 위한 제의를 배경으로 한다.

7-13절:

가뭄으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 중에 기쁨이 사라지고 성읍이 황무해짐을 묘사한다.

14-16절:

본 구절은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탈굼역 사이에 각각 차이가 있어서 세부적인 해석에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전체의 내용은 세계 강대국의 멸망 소식에 압제에 눌려있던 무리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바다, 동방(‘빛들에서’), 모든 섬, 땅 끝”이 각각 어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특정하려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16b절에서 선지자는 여전히 즐거워할 수 없다. 그는 세상의 끝을 보기 때문이다.

17-23절:

이 마지막 단락에서 선지자는 14-15절에 암시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묘사로 되돌아간다. 땅에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높은 군대”(이방의 신들, cf. 대하 33:5)와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21절). 23절의 “은빛으로 빛나는 자”(달)와 “뜨거운 자”(해)는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신들이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홀로 만군의 왕으로서 좌정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특별히 “시온 산과 예루살렘, 그 장로들”(23절)을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한다(cf. 계 4:4, 9-11).

② 하나님의 연회(25:1-12)

1-5절:

완전한 심판과 여호와의 좌정하심으로 선지자는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cf. 16b절).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셨음을 찬양한다(1절). “여기 나타나는 개인적인 어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집단으로 다루셨지만 한 개인을 대하듯이 그 집단을 대하셨으므로, 그 집단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 유익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하고 포학한 나라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한다(3절). 하나님께서는 포학한 자들을 낮추시지만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4-5절).

6-8절: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시온 산-24:23) 만민을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8a절, cf. 계 7:17).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얼굴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7-8b절). 그 덮개는 아마도 “죽음의 수의”를 의미할 것이다(cf. 필자는 6-7절이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림-출 24:11-을 연상케 하며, “가리개”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보게 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런데도 그 영광을 직접 본 자들이 죽지 않는다-8a절).

9-12절:

9절은 잔치 자리에서 불려지는 찬양의 노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다린 자들을 구원하시며 기뻐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압”을 밟으신다. “모압”(10절)은 나머지 열방을 상징하며 10-11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완성하심을 강조한다.

① 유다의 노래(26:1-27:1)

1-6절: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주셨다. 그곳에는 “의로운[찻디크] 나라”와 “주를 신뢰하는 자”만이 들어 갈 수 있다(2-4절). 1-2절은 “완성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표한다(cf. 계 21:24-27). 유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 신뢰의 문제(열방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는 7장에서 시작해서 39장 8절에서 마무리되는 단락 전체의 열쇠다. 5-6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궁핍한 자를 높이신다.

7-11절:

7절부터는 감사에서 의존이라는 주제로 바뀐다. “의로운[찻디크] 사람”의 길은 “올곧다”(7절). “그 길이 평탄한 것은 그 길을 만드신 분의 성품 때문이었다(40:3-5). 그분은 비뚤어지거나 뒤틀리지 않은 분이므로 그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도 비뚤어지거나 뒤틀리지 않았다… 그 길의 요구는 미리부터 분명하며 그 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확실하다”(오스왈트).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한다(cf. 16절).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의 심판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체덱]를 배우기때문이다(8-9절). 그러나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무시한다. 그러한 자들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볼 때에 부끄럽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불에 살라질 것이다(10-11절).

12-15절:

주님은 대적들을 벌하여 멸하지만, “우리를 위하여”는 평강을 베푸실 것이다(미완료형). 그러기에 “우리는” 이방 지배자들의 압제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한다. 그들은 사라져 기억되지 않지만 주님은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며 영광을 얻으셨다(예언적 완료형).

16-19절:

“그들은”(의인들은-7절)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하였으며 징벌 가운데에서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다(16절). 그들은 산고를 겪었으나 아무것도 낳지 못한 여인처럼 연약하지만(17-18절) 하나님께서는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며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19절, 이는 부활교리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구절이다). “19절이 이 단락을 승리의 어조로 끝내는 것처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길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재앙을 가져오지만(8:16-22, 24:1-23, 30:1-5, 39:5-7)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귀결되는 인간의 약함에 대한 인식은 영원토록 생명을 가져올 것(9:2-7, 12:1-6, 25:1-9, 30:18, 32:14-20, 35:1-10)”이다. 오스왈트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18b절)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적인 세계 강대국을 쳐서 쓰러뜨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0-21절:

이제 하나님께서 막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하는 참이다(임박함-cf. 24:1).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형집행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날에”(27: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리워야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신화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대적에 대한 삼중적 형태(“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탄닌]”-계 20:2)는 ‘앗수르, 바벨론,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우가릿 문헌에서 확인되는 방식으로 단지 가나안 지역의 시적 관습으로 이해돼야 한다.

② 여호와가 유다를 구원하심: 포도원의 비유(27:2-13)

하나님은 밤낮으로 수고하며 돌보는 포도원지기시다(3절, cf. 요 15:1).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찔레와 가시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화친하시며(4-5절), 결국에는 풍성히 결실하기를 기대하신다(6절).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가혹하게 다루셨던 것만큼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셨고(7절) “적당하게(정확한 수치로) 견책하사”(8절) 그들의 “불의와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9절). 이스라엘이 받은 형벌은 징계와 정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cf. 54:6-8, 히 12:11). 그들을 향한 진노는 더이상 없다(4a절). 이제 그들의 원수들(“견고한 성읍”)은 황무해질 것이다(10절). 그들은 “지각(분별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만드신 “토기장이”의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11절).

12-13절은 13-27장의 큰 질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건져 내실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남은 열매들”을 모으실 것이며(12절, cf. 11:12, 35:10), “그날에” 앗수르와 애굽으로 쫓겨 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13절, cf. 2:3, 66:22-23).

(3) 열방을 신뢰하는 일의 어리석음(28:1-33:24)

이 단락은 앗수르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는 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8-29장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지도자들, 수많은 적들, 인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으므로 즉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거짓된 조언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그려 준다. 둘째, 30-31장은 제안된 해결책, 즉 이집트에 대한 의존과 그러한 해결책의 어리석음을 묘사한다. 다음으로, 32-33장은 참된 해결책, 즉 왕이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제시한다.” (오스왈트)

① 에브라임(28:1-13)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1, 3절)을 땅에 던지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며(5절), 그들 가운데 능동적으로 임재하여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실 것이다(6절, cf. 1:26).

오스왈트는 알렉 모티어와 다른 주석가들과는 다르게 7-13절의 내용을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본다. 북이스라엘은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술에 취해 환상을 잘못 풀며 그릇된 판결을 내린다(7절). 그들은 선지자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조롱한다(9절). 그들은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의 말씀을 거부했다(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조소의 입술”과 “다른 방언”(cf. 고전 14:21)으로 말씀하실 것이며(11절) 결국, 그들이 조롱하던 그 “단순한” 가르침도 배우지 못한 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13절, cf. 6:10).

② 예루살렘(28:14-29:14)

28:14-22.

이제 초점은 남유다로 넘어온다. 오스왈트는 “오만한 자”는 구약에서 악인들을 묘사하는 가장 강한 부정적인 단어라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택할 뿐 아니라 바른길을 조롱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망/스올과 언약”을 맺었다(15절). 이 언약은 애굽과 맺은 언약을 가리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하게 하시며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18절).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석으로 삼으실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건물을 세우실 것이다(16-17절, cf. 롬 9:33).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언약 안에서 피난처를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석을 믿는 이만이 그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15-16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며 자신의 기이한 사역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21-22절). 그러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16절의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및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은 종류의 신실함으로 화답하라는 요구와 관련된 복합적인 개념들 전체일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 전체는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약될 것이다.” (오스왈트)

28:23-29.

선지자는 어조를 바꾸어 농부와 타작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비유에 어떠한 해석도 더하지 않지만 분위기는 소망의 분위기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땅을 개간만하지 않으시고(24절) 거둔 곡식을 떨기만 하지 않으신다(28절).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지혜로 시기에 따라 여러 일들을 적당한 방법으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바를 반드시 이루신다(21, 29절).

29:1-14.

“아리엘”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다음 세 가지로 좁혀질 수 있다. (1) “우르엘” 즉 엘의 성 (2) 하나님의 사자 (3) 제단 혹은 화로. 오스왈트는 1절의 “절기”의 언급과 관련하여 세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둔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성전 종교의식과 성읍의 정통성을 자랑한다(1절). 그러나 그들의 예배와 경건은 외식적일 뿐이다(13절, cf. 마 15:8-9).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그것을 “제단”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제물로 삼으실 것이다(2-3절). 그들의 목은 대적의 발에 짓눌릴 것이다(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치는 그 대적의 무리들을 징벌하시고 한 밤의 꿈같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5-8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지라도 현재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13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사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며 선지자들까지도 덮으셨다(10절, cf. 6:10, 신 29:4).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 가리워질 것이며(11-12절), 그들 가운데 지혜자가 사라질 것이다(14절). 그러나 14절은 동시에 소망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폐하시고 “못 듣는 사람과 못 보는 자들”로 하여금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cf. 18, 24절, 고전 1:20, 27).

③ 계획을 숨기는 자들(29:15-24)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은밀히 계획을 세우며 토기로서 토기장이를 거부하며 자기를 지으신 이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한다(16절). 아마도 이는 앗수르와의 봉신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려는 결정을 가리키는 것 같다(cf. 30:2, 왕하 18:7). 하나님께서는 큰 역전을 일으키실 것이다(17-18절, cf. 24절, 35:5).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며 낮은 자들을 즐겁게 하실 것이다(19-21절). 이스라엘은 더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구속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22-23절).

① 패역한 자식들에게 미칠 화(30:1-18)

“패역한 자식들”(유다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cf. 29:16) 스스로 계교를 베풀어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는다(1-2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며(cf. 출 13:17, 신 17:16),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하여금 유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도리어 유다의 수치가 되게 하실 것이다(3-5절). 그들이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러 간 그 발걸음은 헛될 것이며 무익할 것이다(6-7a절). 이집트는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바다괴물)”일 뿐이다(7b절).

8-17절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경고한다. 그들도 통치자들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거짓”을 말하라고 요청하는 자들이다(9-10절).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서 떠나시게 하라고 요구한다(1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되 순식간에 무너지는 벽처럼, 토기장이의 손에 깨뜨려지는 토기처럼 갑자기 철저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13-17절).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잠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15절)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대적을 피해 도망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16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그러므로”(18절)는 이 단락의 결론을 문장을 이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자신을 신뢰하기(15절) 원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로 구원하실 것이다(cf. 1:27).

② 유다의 축복, 앗수르의 멸망(30:19-33)

이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며(19절) “선생(들)”(cf. 욜 2:23)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이키실 것이다(20-22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18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사 곡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23-24절), 물이 풍성할 것이다(25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실 것이다(26절, cf. 58:8, 말 4:2).

27-33절은 앗수르의 멸망을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로 열방을 치실 것이다(27-28, 31-32절, “예정하신 몽둥이”로-32절). 유다는 “잠잠히 서서”(15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찬양할 것이다(29절). 앗수르는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에 낙담할 것이며(30-31절, cf. 계 1:16), 앗수르의 왕은 (도벳에 있는 몰렉 제단에 올라) “하나님의 호흡/영”(28절, 59:19)에 살라질 것이다(33절). “따라서 또 다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앗수르를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갈 필요가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앗수르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우주의 유일한 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오스왈트)

③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칠 화(31:1-9)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다(1절).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3절). 하나님께서는 돕는 애굽과 도움을 받는 유다를 함께 치실 것이다(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먹이를 움키고 있는 사자와같이 싸우실 것이다(4절).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 어미 새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5절).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6절). 인간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킴에 대해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우상을 내 던질 것이며, 그들의 대적은 그들의 힘(칼)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물러가게 될 것이다(7-9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회개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결과로 회개하도록 권유받는다.” (오스왈트)

① 참된 지도력의 본질과 그 결과(32:1-8)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1절). “방백들”이라는 표현때문에 이를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32-33장은 장차 메시아가 다스릴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묘사한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며(15절, cf. 28:6), 친히 왕으로 좌정하사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33:5, 22).

그 사람(왕)은 광풍과 폭우 속에 피난처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곤비한 땅에 큰 그늘 같을 것이다(2절). 그 사람의 통치로 인하여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도덕이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리고 깨닫는다(3-4절, cf. 28:7-8, 29:9-10). 불의와 간사함으로 “어리석은 자”[나발] 다시는 존귀를 얻지 못할 것이다(5-7절). 참으로 “존귀한 자”[나다브]가 제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8절).

② 참된 지도력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 하나님의 영(32:9-20)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다(9-14절, cf. 3:16-4:1).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1-8절)은 재앙/심판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19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일과 희락”을 삼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곧 닥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15절, 44:3, 59:21) 것이다. 그때에 광야가 밭이 되며 숲이 될 것이다(cf. 29:17).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16절)가 머물고 그 결과 “샬롬” 곧 “영원한 평온과 안전”이 있게 될 것이다(17-18절).

“약속된 왕국은 올 것이다. 거기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인간적 노력이 파산했음이 분명해진 뒤에 하나님의 주도권과 능력 주심을 통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할 때만이 의를 위한 신적인 능력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오스왈트)

③ 참된 왕의 필요성(33:1-16)

“학대하며 속이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1절). “학대하며 속이는 자”는 문맥상 앗수르를 가리킬 것이다(cf. 18-19절, 30:31, 31:8). 하나님께서 일어나사(3절)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존귀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5절). 그 시대에 참된 평안함과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6절). 그러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린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2절, cf. 37:14-20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

7-9절은 애가로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황을 묘사한다. 대적(앗수르)은 조약을 파하고 공격한다. “평화의 사신들”은 애곡한다. 10-16절은 소망 없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제”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차례이다(10절).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셔서 대적들을 삼키실 것이다(11-12절).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야다] 될 것이다(13절). 그 결과로, “시온의 죄인들/불경건한 자들”은 “영영히 삼키는 불”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14절), “공의를 행하고 올바름을 말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되며 안전과 풍요가 보장될 것이다(15-16절, cf. 시 15, 24). “15절은 14절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을 제공한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등의) 본질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성품과 거룩한 성품 등의) 우리의 성품이다.” (오스왈트)

④ 참된 왕이 다스리는 날(33:17-24)

17절의 “왕”은 단지 히스기야를 가리키지않는다. 그 왕은 궁극적으로 앞 단락에서 등장한 스스로 높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22절). 더 나아가 “왕”에 정관사가 없다는 점은 메시아를 염두해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왕의 영토는 “광활한 땅”이 될 것이다. 왕이 등장할 때에 모든 대적(이방 민족)은 사라질 것이다(19절, cf. 28:11). 왕을 본 그 눈은 또한, 영원히 견고한 “성막”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20절).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재판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21-22절).

23-24절은 유다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지만 “때가 되면” 승리를 얻게 되고 회복(죄 사함)을 얻게될 것이라는 의미이다(cf. 23절의 “네”는 여성형 대명사로, 남성형 “백성”인 앗수르보다는 여성형인 “유다”를 가리킬 것이다.). “죄 사함”은 4:3-4을 상기시키며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이사야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는 죄라는 것을 지적한다. 회복의 최종 목적은 용서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는 삶이다.

a. 사막: 열방(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34:1-17)

1-4절은 심판의 우주적 성격을 묘사한다. “열국,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로 열방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주적 재앙이 될 것이다(3-4절).

5-17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며 그 땅을 사막의 야생동물 외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완전히 황폐된 땅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에돔은 그 나라 자체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그들의 운명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언급된다. 에돔은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과 정반대되는 존재로 나타난다. “따라서 에돔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자신들만의 길을 고집하는 나라들의 전형이었다.”

5-8절은 “여호와의 칼”을 통한 살륙의 잔혹함을 묘사한다. 열방의 파멸은 제사로 표현된다. 죄인은 대속하든 자신의 생명을 바치든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며 “신원하시는 해”이다(8절, cf. 35:4). “하나님께서는 분명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9-10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상시킨다(cf. 창 19:24-28). 그 심판은 철저하며 영원한다. 11-15절은 13:21-22, 14:23을 상기시키며 그 땅에 사람이 사라지고 황폐된 상태를 묘사한다. 16-17절은 이 시 전체의 결론을 형성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확언한다. “여호와의 책”(16절)은 하늘에 있는 “운명의 책”에 대한 문학적 암시로 이해할 수 있다(오스왈트). 알렉 모티어는 이사야서를 포함한 당시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b. 동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이를 곳(35:1-10)

35장은 34장과 반대로 사막이 동산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린다. 여기에 나타난 사막은 특정 지역보다는 온 세계 즉 인간의 교만으로 파멸에 이르렀던 온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열방에 대한 신뢰가 사막으로 귀결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동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광야와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피고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다(cf. 6b-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2절).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산은 하나님의 “오심”과 “보복하심”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cf. 34:8).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인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며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1, 5-6a절, cf. 눅 7:22 ‘메시아 예언’ 행 3:8).

또한, 그때에 거기에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거룩한 길”)가 있을 것인데, 그곳은 오직 깨끗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7-9절). 그곳은 황폐하게 된 에돔 땅과는 다르게 사나운 들짐승은 없을 것이다(cf. 34:11-15절).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10절, cf. 51:11).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것(35:4)은 백성들이 예배와 교제를 위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2:2-4, 4:2-6, 25:6-9, 66:18-23)....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자신의 죄와 다른 이들의 죄에서 해방되는 날,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슬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평생의 싸움이 즐거움과 기쁨에 압도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날, 이것이 곧 종말론적 이상의 절정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소망이다.” (오스왈트)

・ 3. 하나님이냐 앗수르냐: 히스기야의 믿음 (36:1-39:8)




3. 하나님이나 앗수르냐: 히스기야의 믿음(36:1-39:8)

(1) 앗수르의 위협(36:1-37:38)

(2) 인간이 가진 믿음의 한계(38:1-39:8)

(1) 앗수르의 위협(36:1-37:38)

아하스는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cf. 7장),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본을 제시한다.

① 앗수르 대왕의 말씀(36:1-22)

“히스기야 왕 14년”(1절, BC 701년경)은 히스기야가 독자적인 통치를 시작한 BC 7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cf. 왕하 18:9). 그때에 앗수르 왕(산헤립)은 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을 쳐서 취하였다. “라기스”(2절)는 유다 서부 산지에 있는 요새로서 예루살렘 남쪽의 산악지대로 통하는 중요한 도로의 방비를 맡고 있었다(cf. 렘 34:7). 아마도 앗수르 왕은 라기스에 대한 포위 공격을 거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던 시점에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을 것이다. 대군을 거느리고 온 랍사게를 엘리아김, 셉나, 요아가 맞이한다(3절). 히스기야는 앗수르에게 바친 조공과 앗수르와 맺은 조약이 무익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이다(cf 33:8, 왕하 18:13-16).

4-10절에서 랍사게는 “앗수르 대왕의 말씀”을 전한다. 애굽을 믿고 앗수르 왕을 반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화를 샀다(7절). 그래서 앗수르 왕이 여호와의 명을 받고 유다를 치러 온 것이다. 이것이 앗수르 왕의 논리다. 11절에서 엘리아김과 셉나, 요아가 백성이 요동할 것을 염려하여 유다 방언이 아닌 아람 방언(수리아어)으로 말할 것을 요구하지만, 랍사게는 일부러 더 크게 유다 방언(히브리어)으로 말을 계속 이어간다.

13-20절에 이어지는 “앗수르 대왕의 말씀”은 백성을 향하여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15, 18절)라고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것이다. 앗수르 왕은 모든 나라의 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조차도 앗수르와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18-20절, cf. 19절의 “하맛”은 앗수르에게 여러 번 정복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반란을 이유로 초토화된 성읍이었다). 도리어 항복하면 다른 땅으로 옮겨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한다(16-17절).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21절).

②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37:1-7)

히스기야는 “앗수르 대왕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1절). 그리고 엘리아김과 셉나와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셉나와 엘리아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들은 적이 있다(22:15-19, 23-25).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 날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는 말을 들은 “능욕의 날”이라고 호소한다(3-4절, cf. 대하 32:19, 삼상 17:26 “다윗”).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능욕의 말”을 들으셨고 앗수르를 물러가게 할 것이며 앗수르 왕은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6-7절). 하나님께서는 친히 앗수르 군대를 물러나게 하실 것이다(cf. 오스왈트는 7절의 “영”[루아흐]을 태도/생각/느낌으로 해석한다). 한편 37:36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군대 185,000명을 죽였다고 말한다.

① 히스기야를 향한 협박과 히스기야의 기도(37:8-20)

아마도 랍사게는 앗수르 왕의 명을 받아 본대에 합류하기 위해 대군(36:2)을 이끌고 라기스보다 북쪽에 있는 “립나”로 갔을 것이다(8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앗수르 왕은 구스 왕이 자신을 대적하러 온다는 “소문”(7절)을 듣고 돌아 가고 있었다. 앗수르 왕은 후퇴하는 모양새이면서도 이번에는 히스기야 개인을 협박하기 위해 서신을 보낸다. 10-13절의 협박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앗수르 왕이 물러간다고 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산헤립의 손에서 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산헤립은 반드시 다시 와서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13절)에게 한 것처럼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한다.

협박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다. 히스기야의 기도(16-20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왕)으로, 유일하신 창조자하나님으로 고백한다(16절).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훼방한 산헤립의 말을 들으시고 일어나사 구원하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다(20절). 그는 앗수르 왕의 손에 멸망한 열방의 신들은 우상일 뿐이지만(19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4, 17절)임을 믿는다. 이는 앗수르 왕의 협박의 논리를 정확하게 반박하는 믿음이다(cf. 12절, 36:20).

오스왈트는 이집트의 왕 세토스가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드린 기도와 아슈르바니팔이 엘람의 위협에 드린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와 비교한다. 그는 말하기를 앞의 두 기도와 히스기야 기도의 주된 차이점은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자신이 의롭다는 항변이나 자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러한 지적은 그다음 장(38장)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병치유를 위한 기도의 문제(cf. 38:3)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는 면에서 흥미롭다.

② 하나님의 응답(37:21-38)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대한 도전으로 받으셨다. 그의 조소와 훼방과 능욕의 말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한 것이었다(23절). 산헤립이 스스로 교만하여 정복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바로서” 하나님께서 산헤립을 “막대기”(10:5)로 사용하셔서 행하신 것이다(26절). 그런데 산헤립은 겁없이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하며 오만한 말을 내뱉었다(28-29a절). 이 모든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산헤립의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 오던 길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29b절).

이사야는 이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 징조를 말한다. 금년은 적은 음식이 있겠지만 이듬해는 좀 더 나아질 것이며 셋째 해에는 심고 수확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풍성하게 될 것이다(30-31절). 얼핏보면 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징조)로 보기에는 긴 기간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약점을 설명하기 위해 델리취는 이 예언이 “올해”가 거의 끝나는 가을에 주어져서 약 14-15개월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고 제안한다. 특별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표현은 그 회복의 신속성과 함께 평화로운 환경을 강조한다(cf. 레 19:23-25, 슥 8:12). 31-32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피하여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한다(cf. 7:3, 10:20-21, 11:11-16). 그들은 뿌리를 박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9:7)이 이룰 것이다.

33-35절은 다시 한번 앗수르 왕의 계획(예루살렘 정복)이 이루지지 못할 것을 확언하신다.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3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35절).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시기 위해 포로들을 구원하셔야 했다. 회개와 구원의 관계는 두 경우 모두 중요하다. 회개와 신뢰는 구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원인은 자신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반응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 “다윗을 향한 이 헌신이 다윗의 어떤 후손에게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는 자동적인 헌신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현재 ‘내 종 다윗’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여호와는 바로 그를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cf. 왕하 18:3).” (오스왈트)

36-38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앗수르의 군대 185,000명을 죽였다. 이로 인하여 앗수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29, 34절)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한다. 그의 죽음은 사실 약 20년 후에 일어난다. 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관심을 갖는다(cf. 37:7). 그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으며 그의 신(니스록)이 그를 지켜주지 못함을 증명하는 죽음이었다.

(2) 인간이 가진 믿음의 한계(38:1-39:8)

36-37장이 히스기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줬다면 38-39장은 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 준다. 38-39장은 “다윗”을 대표하는 인물로 백성의 본이 된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유수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a. 히스기야의 병(38:1-22)

“그때에”가 언제인지는 논란이 있다. 히스기야의 통치시작 시기를 아버지와 공동통치한 것을 전제로 BC 727/726년으로 본다면 그의 죽음은 29년 통치(왕하 18:2)후인 BC 696년에 있었을 것이고 그의 질병은 그보다 15년 전인 BC 711년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산헤립의 침공 사건(BC 701년경)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38-39장의 내용은 연대순으로 볼 때 36-37장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다.

히스기야가 왜 병에 들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cf. 대하 32:25). 어쨌든, 그는 그 병(아마도 종기의 일종-21절)으로 죽게 되었고 이사야를 통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1절). 39세쯤 되었을 나이에 병으로 죽는다는 것은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심한 통곡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됨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다(3절).

이사야서는 그의 기도와 응답을 빠르게 진술한다(5절). 그리고 그가 병에서 나았을 때 기록한 글을 자세히 소개한다(10-20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주셨다(cf. 37장이 38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맞는다면 37:36-37은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이다). 히스기야는 이에 대한 “징조”를 요구했고(22절),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도 허락해주신다(7-8절, cf. 왕하 20:8-11).

10-20절은 히스기야의 시편이다. 이 시는 양식상 “감사의 시”라고 하기도 “애가”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오스왈트는 이 시의 강조점이 회복과 감사에 있다기보다는 “현재의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멸망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한 왕과 백성들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시는 감사를 포함하지만 구원으로 인한 기쁨은 죽음의 실재에 대한 암울한 인식으로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10-14절은 무력하고 우울한 느낌을 전한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중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을 한탄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죽음 이후의 허망함을 고백한다. 그는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고(cf. 18절), 세상 사람을 볼 수 없게 됨을 슬퍼한다. 15절은 긍정적인 의미(살려주심을 믿음)로도 부정적인 의미(병을 주셨음)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병의 치유와 생명을 놓고 간구하며(16절) 그 응답을 확인한다(17절, cf. 21절).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징계로 그의 병이 주어진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것이다(cf. 약 5:15).

18절은 “스올”에 대한 당시의 관념을 반영한다(cf. 욥 10:21-22, 시 6:5, 30:9, 88:10-12, 115:17). 구약의 사람들에게 스올은 미지의 땅이었으며 “부활” 소망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 작은 빛 줄기로 허락되었다(cf. 26:19, 욥 14:14, 단 12:3). 어쨌든, 히스기야의 고백(19-20절)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고, 그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다.

오스왈트는 21-22절을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본다.

b. 바벨론의 유혹(39:1-8)

이 단락은 왜 남유다에 바벨론에 의한 패배가 닥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치유를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저자는 이 일을 강조하여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2b, 4b절). 이 일은 바벨론의 왕 므로닥발라단의 통치 기간 중 BC 712/711년 정도에 일어났을 것이다. 소국이었던 유다가 바벨론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을 것이다(cf. 2절).

히스기야는 천진난만하다 할 만큼 일어난 일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한다. 이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집과 조상들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6절). 또한,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내시)가 될 것이다. 이는 왕의 혈통이 끊기게 되는 수치를 암시한다.

8절의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하다. 칼빈은 이를 긍정적인 진술로 해석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의 후반부의 표현은 단지 자신의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에대해 매우 개인주의적인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다. 히스기야는 37장의 기도를 통해 멋진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을 지라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 히스기야의 이 씁쓸한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

“7-39장은 1-5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떻게 죄 많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종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가?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가? 40-66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스왈트)






IV. 섬김의 소명(40:1-55:13)

・ 1. 섬김의 동기: 은혜 (40:1-48:22)

이 단락은 국외 추방으로 인해 제기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뜻에 대한 의문을 다룬다. 국외 추방은 하나님의 주권과 미쁘심을 보여 주실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40장) 그분은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상들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입증하실 것이다(41:1-44:22). 또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실 것이다(44:23-47:15). 은혜로 구원받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48장).


1. 섬김의 동기: 은혜(40:1-48:22)

(1) 종의 하나님(40:1-31)

(2) 여호와의 종(41:1-44:22)

(3) 여호와의 자기 종을 구속하신다(44:23-47:15)

(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48:1-22)


(1) 종의 하나님(40:1-31)

A. 위로하시는 하나님(40:1-11)

B.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40:12-26)

C.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40:27-31)

a. 위로하시는 하나님(40:1-11)

이 단락은 “제2이사야”의 소명 기사라고도 불린다. 분위기는 6장의 소명의 때와는 완전히 반대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2절) 때문이다. 백성은 죄에 대해 충분히(배나)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 앉았다. “이 백성이 다시 돌아와 고침 받기”를 원치않으셨던(6:10)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다.

3-5절은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드러낸다(cf. 52:7-10).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3절은 사복음서에서 인용되는데(마 3:3, 막 1:3, 눅 3:4, 요 1:23), 히브리 본문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오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오스왈트는 이 구절이 시내 산 전승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시내 산에 있는 멀리 떨어진 거처에서부터 오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말세에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게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무엇을 외쳐야 할지 그 내용이 주어진다. “모든 육체는 풀이며 그의 모든 ‘신뢰성’[헤세드]은 꽃과 같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운[루아흐]’에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6-8절, cf. 24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보라, 하나님이시다”고 외쳐야 한다(9절). 장차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품삯”을 주실 것이다(cf. 25:8). 그분은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b.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40:12-26)

하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지혜자이시다. 그분 앞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17절). 위대하신 그분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으며 사람이 만든 우상에 비길 수 없다(18절).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22, 26절). 세상의 뛰어나다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입김에 흩날리는 초개같을 뿐이다. 그런즉 “거룩하신 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25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세는 크며 그분의 능력은 강하시다. 26절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초월성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인격으로서 온 만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c.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40:27-31)

하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명철은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자신을 “앙망하는/기다리는[카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28-31절, cf. 64:4).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켜 보시지 않으시며,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27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까지는 무력하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행동에 대한 확신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어에서 기다림[카바]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대의 삶이다(8:17, 25:9, 33:2, 49:23, 64:4을 보라).” (오스왈트)




(2) 여호와의 종(41:1-44:22)

① 두려운 종(41:1-20)

② 섬기는 종(41:21-42:9)

① 구속의 확실성(42:10-43:7)

②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에 대한 증언(43:8-44:5)

C. 여호와를 기억하라(44:21-22)

① 두려운 종(41:1-20)

1-7절:

하나님께서는 신들과 그들의 대변자들인 열방을 재판정에 소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법정으로 소환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시며 판결을 선고하시는 분이시다. “동방에서”(2절) 오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가리킨다(cf. 여러 교부들과 칼빈은 아브라함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부르시고 열국을 그에게 넘기셨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모든 사람을 그분의 뜻에 따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4절, cf. 40:26, 44:6, 48:12). 4절의 “내가 그다”[아니 후]에 대한 칠십인역의 일반적인 번역어는 “에이고 에이미”다(cf. 요 8:58, 18:5).

섬들과 땅은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두려워 떤다(5절).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우상을 만들기에 바쁘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들은 그들을 도울 자(신들)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8-20절:

이스라엘은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내가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린다(8절).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스라엘을 굳게 붙드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10, 13, 14절). 하나님은 “버러지”같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알]이시다(14절, cf. “구속자”라는 단어는 이사야에서 총 13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무이하심을 강조하는 다른 호칭들과 함께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하여금 “산들”(cf. 40:4)을 쳐서 까부르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15-16절). 이 이미지는 포로귀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갈급한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와 사막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17-19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20절).

② 섬기는 종(41:21-42:9)

41:21-29.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 부르시면서 “우상들”을 고발하신다. 그것들이 살아있는 신들이라면 과거를 설명하거나 미래를 예언해 보라고 하신다(22-23절).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우상들을 택한 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자세하게 예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고레스, cf. 스 1:2-4)을 일으켜 북방에서부터 와서 고관들을 짓밟게 할 것이다(25절).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다 헛되며 공허하지만(29절),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의 증거를 보이신다(cf. 42:9). 예루살렘은 “고레스”에 의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27절, cf. 사 44:24-45:7).

첫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42:1-9)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하신다. 그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그에게 주셨기에 그는 이방 나라들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1절).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연약한 자들을 꺾지 않고 오직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끝까지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2-4a절, cf. 11:1-5). 그때에 “섬들”(이방)은 “그의 토라”를 바랄 것이다(4b절). 이 사람은 일차적으로 41:2, 25에서 언급된 “한 사람”(고레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고레스와는 다르게 그 종은 “가장 온유한 정복자”로 그려진다.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마 12:18-21). 그분은 정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로서 열방에 복을 주는 섬김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말씀하신다(5절). “너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며 ‘이방의 빛’ 되게 하실 것이다(49:6). 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6-7절, cf. 61:1, 눅 4:18).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언약”(6절)의 성취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성령님을 주심으로(32:15, 44:3, 59:21)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언약의 빛을 온 열방에 비추실 것이다(60:1-3).

여호와(언약적 이름)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미래를 말할 수 없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우상들”(41:22-23)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과 나누지 않으실 것이다(8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언한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리신다(9절).

① 구속의 확실성(42:10-43:7)

42:10-17.

10-12절은 갑작스러운 시적 찬양의 분위기로 바뀐다. 이사야는 모든 사람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친다. “새 노래”(10절)는 그분이 행하실 “새 일”(9절)에 대한 찬양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말씀(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14절) 전쟁의 용사와같이 대적과 우상숭배자들을 치시고 자신의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눈먼” 백성을 인도하시고(cf. 7, 18절, 28:18, 35:5)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16절).

42:18-25.

여기서는 귀먹고 눈먼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담겨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며 종이지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20절, cf. 6:9).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력한 자들이 되었다(21-22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23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과 징벌을 당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24a, 25절).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24b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세상 끝까지 베푸시기를 계획하셨다(21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난 과거의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24절). 이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실 차례다(cf. 9, 13, 16절, 43:1-7, 11, 13).

43:1-7.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완료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과 불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함께하실 것이다. 3-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 애굽과 구스, 스바를 대속량물로 주셨다(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실 것이다(4절, cf. 잠 21:18).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53:8-12, 마 20:28).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모으실 것이라고 하신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교회)의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불러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7절, cf. 21절).

②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에 대한 증언(43:8-44:5)

43:8-13.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10, 12절, 44:8).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백성을 재판 장소로 이끌어 내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유일무이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으며 나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10절).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10, 13절, 헬 [에이고 에이미] 41:4).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모든 이방 종교의 바탕에 깔려 있고 페르시아 시대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혼합주의를 부정하신다. 그분만이 여호와이시며 그런 까닭에 소위 신들이라 불리는 다른 존재들과 같지 않으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워야 했다.” (오스왈트)

43:14-28.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명해보이셨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베풀 구원(포로귀환)을 통해서도 자신이 유일무이한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심”(15절)을 증명할 것이다. 출애굽 때 바다에 길을 내셨던(16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새 일”을 행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을 물길로 바꾸실 것이다(19-20절, 35:6-7).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신다(21절, cf. 7절). “요컨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들(43:10, 44:8), 즉 거룩하신 창조자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이들로 창조되고 형성되고 선택되었다”(롱맨). 그러나 정작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도(찬양하지도), 공경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22-24절).

그럼에도,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21절)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닦아내는 “그이다”(25절, cf. 11, 13절)라고 선언하신다. 분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조상들의 공로로 죄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죄)를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로 판명될 뿐이다(26-28절, cf. 22-24절).

44:1-5.

1절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진멸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3절, cf. 32:15, 59:21, 눅 24:49, 행 1:4, 8). 그때에 사람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5절, cf. 45:25). 그러니 “여수룬”(올곧은 자)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2절).

③ 우상숭배의 어리석음(44:6-20)

“42장 10절~44장 22절 단락에서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이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미 발생한 일[언약을 어김으로 포로로 잡혀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일[구원]에 대해서까지 증인이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험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오스왈트)

그러므로 이 단락은 42:10-44:22의 논의 전체의 정점이다.

6-8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48:12, cf. 계 1:17, 2:8, 21:6, 22:1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신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사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 전체를 포괄하시며 다른 어떤 존재도 그분과 경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에 대한 증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다(cf. 41:21-27, 43:8-13).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8절).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9-20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9, 11절). “신”을 만드는 자들은 그저 배고프면 기운이 떨어지는 사람일 뿐이다(12절). 이사야는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우상의 허무함을 조롱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베온 나무들 중 일부는 뗄감으로 쓰고 그 나머지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절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한다(15-17절). 여기에 큰 아이러니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무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섬김으로 그것에게 조종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못하고 생각도 없는 나무 토막과는 결코 비교도 될 수 없는 분이시다(18-19절). 결국, 우상숭배자는 미혹되어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20절). 또 다른 풍자적 표현이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만 우상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

c. 여호와를 기억하라(44:21-22)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나는 결코 너는 잊지 않는다. 내가 네 죄를 제거하고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죄의 문제는 결코 떼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이사야서의 나머지 내용은 이 문제에 더욱 집중한다.




(3) 여호와의 자기 종을 구속하신다(44:23-47:15)

A. 구원의 선포(44:23-28)

D. 교만한 바벨론을 법정에 소환하시는 하나님(47:1-15)

a. 구원의 선포(44:23-28)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 일(구속)”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2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와 조성자”로, 만물의 창조자로 선언하신다(24절).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을 폐하시는 반면, 자기 종의 말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25-26a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중건하고 회복시키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26b-28절, cf. 41:25, 46:11). 고레스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다.

b. 구원자를 택하신 하나님(45:1-13)

①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45:1-8)

44:28에서는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그를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아)로 부른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불린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택함 받고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는 메시아를 예표한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할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이며 이는 특별히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시기 때문이다.”(오스왈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앞서 행하시며 그에게 승리와 노략물을 안겨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고레스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3절, cf. 스 1:2-4).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다(4절).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이다(5-6절).

“출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기계시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 마침내 자신을 파멸해 온 모든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내내 베풀어 오신 값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세상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사야와 하나님의 반복되는 주장의 핵심이다. 그들과 우리가 그러한 이해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성육신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시고 우리가 그 계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구원을 얻는다.” (오스왈트)

하나님은 빛과 어둠(자연 안의 모든 것), 평안[샬롬]과 환난[라](역사 속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다(7절).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의 어둠과 환난[라] 속에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둠이 빛으로, 환난이 안녕[샬롬]으로 바뀌려면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게 “공의”의 비를 뿌리라 명하고 땅에게는 “구원”의 싹을 티우라고 명령하신다(8절, cf. 21b절). 창조 때처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② 자신이 택하신 자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권리(45:9-13)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항변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변하신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며 나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13절). 이스라엘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토기들 중 하나처럼,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처럼, 사람은 창조주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 감히 묻거나 조언 할 수 없다.

c.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성(45:14-46:13)

① 구원자이신 창조자(45:14-19)

장차 애굽과 구스와 스바(에티오피아인)가 “이스라엘에게” 절하며 나아 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14절).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6절).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분”(15b절)이시다. 그러나 이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밝히 드러난다(15a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과 욕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을 받아 부끄러움과 욕을 받지 않을 것이다(16-17절). 앞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자로, 또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로 지적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 둘을 구분한다. 이제 더이상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cf. 25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밝히 비추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나를 찾으라”하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하시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18-19절).

② 구원자는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이다(45:20-25)

이제 구원의 메시지는 “땅의 모든 끝”(22절)에 전파된다. “땅의 모든 끝”은 온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초청을 받는다. “열방의 난민들”(20절)은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시며 “공의와 구원”(21절)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장차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23절, cf. 빌 2:10-11). “공의와 힘”은 여호와 안에 있다(24절, cf. 파이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이들의 말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다”(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모든 자들은-44:5)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25절).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24절)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옳았음이 밝혀질 것이다(25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이 하신 말씀의 옳음을 확증하신다.” (오스왈트)

③ 싣고 가지 않고 실려 가는 우상들(46:1-7)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두 주요 신이다. “그것들(신들)의 우상들”은 해마다 신년 축제 행렬에서 운반되었다. 이사야는 그 실려가는 우상(신)들을 조롱한다. 그것들은 가축에게 실려 다니다가 엎드러진다. 그 신들은 누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2절). 그저 가축들에게 무거운 짐만 되다가 자기들도 잡혀갈 뿐이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람에 의해 만들어 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며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는(6-7절)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고 업고 키우셨다(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품으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다(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품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니라”(4절, cf. 한글개역개정의 번역은 정확하지 않다).

④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품으신 의로운 목적(46:8-13)

이 단락은 앞의 논증(44:23-46:7)에 대한 요약이다. 이스라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모든 일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결단을 요구받는다. 이것이 40~46장 전체에 이르는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신다(9절). 하나님께서는 “시작할 때 결과를 알리며” “나의 뜻,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다(10절).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맹금류/솔개” 즉 “나의 뜻을 이룰 사람”(고레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11절). 이 일은 “공의”를 멀리 떠난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이다(12-13절).

“그들은 ‘의에서 멀다.’ 즉 그들은 여호와의 뜻과 성품과 목적에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호와는 자신의 ‘의’ 즉 자신의 뜻과 성품과 목적과 일치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은 이런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의를 붙잡을 것인가? 후자를 택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의 백성과 관련한 그의 약속들과 그의 끊임없는 선한 목적을 믿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 즉 이신칭의의 문제이다.” (알렉 모티어)

d. 교만한 바벨론을 법정에 소환하시는 하나님(47:1-15)

46장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다뤘다면 47장은 바벨론 자체를 다룬다. 오만했던 “처녀 딸(도시)” 바벨론은 이제 그 보좌에서 쫓겨나 땅에 앉으며 치마를 걷어 속살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맷돌”을 돌리는 일은 가장 비천한 노예제 형태로 간주되었다. 강력했던 대국 바벨론의 하락은 충격적이며, 이스라엘에는 찬양의 이유가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4절). 47장의 초점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 자체에 있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은혜에 그 초점이 있다. 4절의 갑작스러운 찬양은 그것을 증거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6절).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종말은 생각하지도 않았다(7-8, 10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9절) “홀연히”(11절) 그들을 파멸하실 것이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할 뿐이다. 그들의 “무수한 주술과 주문”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9, 12절, cf.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서 마술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했다). 바벨론은 어떤 방법을 쓴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불꽃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13-14절), 그들을 구원할 자도 없을 것이다(15절).




(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48:1-22)

① 이전 일(48:1-5)

② 새 일(48:6-11)

① 영원한 시간의 주(48:12-16)

② 네가 주의하였더라면(48:17-22)

① 이전 일(48:1-5)

“들으라”[샤마]는 동사는 16절까지 열 번에 걸쳐 나타나며 강조되는데,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죄를 지적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다(1절).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2절), 그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으면서도 완고하고 강퍅한 자들이었다(3-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이루심으로써 다른 신들(우상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해 오셨다(5절).

② 새 일(48:6-11)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완고함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배역한 자”(8절)임을 증명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6절) 곧 이스라엘이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씀하시며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다(1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9, 11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새 일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고 멸절하지 않는 것”(11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긍휼에 풍성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연단”이다(10절. cf. 칼빈은 “은 처럼” 연단했다면 “찌꺼기”인 이스라엘은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오스왈트는 후반 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 불에서도 즐거운 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이 입증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신들은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를 재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시므로 어떤 일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실 필요가 없다... 과거에 하나님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고안해 냈던 어떤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런 일은 우상에게나 해당된다”(오스왈트).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더디 노하심과 인내와 긍휼”은 전혀 새로운 계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새 일”인 이유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 벌을 내리시는 패턴으로 일해오셨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새로운 인물(메시아 고레스)의 등장을 통하여(14절) “불순종한”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cf. 44:22-23). 그런데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지 않으며 도리어 공의로 이루시는(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cf. 46:13).

① 영원한 시간의 주(48:12-16)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cf. 1절).” “나는 그다”(41:4, 43:10, 13).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44:6). “‘처음’인 하나님은 그 어떤 외적인 요인의 압력에 의해서 무엇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인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온갖 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알렉 모티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름심은 주권적으로 반드시 그 결과가 생겨나게 만든다(13절). 13절의 “그것들”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킬 것이다. 또한, 14절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벨론을 칠 고레스를 의미하며, “그들”은 여기서도 별들을 가리킬 것이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들의 우상들(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12, 14, 16절). 16절의 마지막 소절은 선지자(Calvin, 오스왈트) 혹은 메시아(Young)의 말이다.

② 네가 주의하였더라면(48:17-22)

이 단락은 48장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한다. 17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때문이다. “삶 속에서 유일한 참된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곧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게 할 때 찾아온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고”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은 “평강과 공의”가 넘치게 되었을 것이며(18절, cf. 1절, 32:17, 암 5:24), 그 자손이 약속대로 모래 같이 많아지고 끊기지 않았을 것이다(19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온 땅에 선포하라 명하신다(20b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반역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먹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21절)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서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20a).

22절은 또 다른 경고를 한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하여 그 민족에 속한 “개인들”이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속의 약속은] 자신의 악함으로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의도가 없음을 보여 준 자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므로 불경건한 삶을 살아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오스왈트).

・ 2. 섬김의 방법: 속죄 (49:1-55:1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참고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며(48:9) 그의 종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 선언하셨다(48:20).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종”(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바치게 하심(대속적 죽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2. 섬김의 방법: 속죄(49:1-55:13)

(1) 구원에 대한 기대(49:1-52:12)

(2) 구원의 선포(52:13-53:12)

(3) 구원으로의 초대(54:1-55:13)


(1) 구원에 대한 기대(49:1-52:12)

① 종의 소명(49:1-7)

② 종의 사역(49:8-13)

① 내 손바닥에 새겼고(49:14-26)

② 구원할 뜻과 능력(50:1-3)

① 빛 또는 어둠(50:10-11)

② 의인은 그의 말씀을 듣는다(51:1-8)

① 여호와의 팔(51:9-16)

② 술에 취한 예루살렘(51:17-23)

③ 사로잡힌 시온(52:1-12)

① 종의 소명 (49:1-7) ►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49:1-7)

이 단락은 종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종은 말한다. “먼 곳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1절).” 종의 임무는 2절에서 암시된다. 그의 무기는 그의 “입”이다(cf. 11:4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는 고레스와 다르게 무력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종”,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칭하셨다(3절). 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과 세상에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직면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종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고안해 내신다. 그것이 곧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통한 길이다.” (오스왈트)

그 종은 자신이 경험한 무력함과 허무감을 4a절에서 표현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참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4b절, cf. 7절). 5-6절은 종 자신의 사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진술한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5절).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극히 작은 일일 뿐이다. 그는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이다(6절, cf. 해석에 유의: 종은 단지 구원을 전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구원이다). 이는 그 종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어지는 “높아지심(승귀)”과 복음전파의 맥락을 잘 표현해 준다.

7절은 하나님께서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는” 종에게 약속시는 놀라운 “역설적인 승리”의 선언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에게 왕들과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4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필요로 했던 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② 종의 사역(49:8-13)

8절은 4절의 절규에 대한 응답을 이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희년), “구원의 날”에 그 종을 도우사(고후 6:2) “백성의 언약”(31:31)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을 회복시키시고 분배할 것이며(8절) 갇힌 자들을 해방하실 것이다(9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으로 하여금 출애굽때 처럼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10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사 “그의 백성”이 사방에서 나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이다(11-12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40:1) “그의 고난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일로 온 만물이 찬양할 것이다(13절). 이것은 우주적 구속에 대한 우주적 찬양이다.

① 내 손바닥에 새겼고(49:14-26)

시온의 외침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10, 13절)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엄마가 젖 먹이는 자기 자식을 잊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1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신다(16절). 이것도 강력한 이미지다. 일반적으로는 주인의 이름이 종의 손에 새겨지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자신의 종의 이름을 주인인 자신의 손에 새겨 넣으신다. 16절의 후반부(“성벽”)에 이어 17절은 성벽 재건에 대한 암시를 준다. “자녀들”(혹은 건축자들)이 빨리 오고 성벽을 헐었던 자들이 물러갈 것이다. 18-25절까지는 특별히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폐허로 인한 큰 상처(자녀를 잃음)를 치유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자녀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18a절).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는 곳이 좁아 질 것이다(19-20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드실 때에(11:10, 13:2, 62:20) 열방은 “자녀들”을 안고 올 것이며, “열왕과 공주들”은 시온의 양육자와 종이 될 것이다(22-23a절).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25절). 이 모든 일을 통해 시온은 하나님이 여호와인줄 알게 될 것이며(23b절), 모든 사람이 여호와는 시온의 구원자/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줄 알게 될 것이다(26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23c절).

② 구원할 뜻과 능력(50:1-3)

40:14에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는가/잊으셨는가 하며 의문을 품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그들이 종으로 팔리고 이혼 당한 처지에 노이게 된 것은 모두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임을 분명히 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속량”[페둣]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며 하늘을 어둡게도’(출 15:8, 10, 10:21-22)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뜻도 능력도 부족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가 이다.

C. 종의 확신 (50:4-9) ►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

다시 종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종은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알고 있다. 주 여호와께서 종에게 “배우는 자들의 혀”를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심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종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늘 순종하신다. 종은 매맞고 모욕을 당하지만 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낼 것이다.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안다(8절). 그러기에 자신을 정죄할 자가 없다고 고백한다. 종이 겪는 어려움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이다. 종은 자신들의 “죄악과 배역함”으로 팔려간(50:1)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다(50:2, 53장).

① 빛 또는 어둠(50:10-1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을 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이다. 이러한 본은 “여호와의 종”이 보여주었다. 한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따라 걷는 자는 결국, “고통” 중에 눕게 될 것이다.

② 의인은 그의 말씀을 듣는다(51:1-8)

이 단락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1절) 자들을 향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셨던 위대한 일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창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황폐한 시온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3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가르침[토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미쉬팟]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다(4절). 하나님의 “공의”[체다크]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5-6, 8절). 이 메시지는 오직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7절) 자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40-55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체다크]는 통상적으로 옛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뜻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둘 다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과 짝을 이룬다(8절). 그러나 1절의 경우는 윤리적 의미의 “공의”로 이해해야 한다.

① 여호와의 팔(51:9-16)

9-11절: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하나님은 “라합과 용/바다괴물”(겔 29:3)을 무찌르시며 깊은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시어 구속하신 자들을 건네게 하신 분이시다.

12-16절:

이 단락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그니라”(12절)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너를 지은 자”(13절) 능력 있는 “너의 하나님”(15절)으로 표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와 함께 시온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분이시다(16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할 것이니(14절) 그러므로 시온은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12, 13절).

② 술에 취한 예루살렘(51:17-23)

이 단락은 9절의 “깨소서”라는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어 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잔”(17절)을 마시고 취해있다. 그 상황이 처참하다(18-20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니 누구도 그 처참한 상황을 도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의 큰 잔”(22절)을 거두실 것이다. 이제 그 잔은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옮겨질 것이다(23절).

③ 사로잡힌 시온(52:1-12)

1-6절:

다시 “깨어나라”는 명령이 반복된다. 이제 시온은 임박한 구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티끌을 털어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이다. 시온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회복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압제하던 자들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다(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5절, 겔 36:23),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해서(6절) 그렇게 하실 것이다.

3절과 5절에 “값 없이/까닭 없이[힌남] 팔려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cf. 50:1) 역사적 관점에서 그들이 압제의 나라에 빚졌기 때문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3절의 “돈 없이 속량한다”는 표현은 속량하는 일에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속량하실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7-12절:

이사야는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이미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노래한다. 그것은 “복된 좋은 소식”이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위로 받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9절). 11절은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한다. 이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겠지만, 그다음 이어지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은 죄에서 떠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cf. 애 4:15). 이스라엘은 성전의 “기구를 운반하는 자들”처럼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1절)이라 불린 것이다. 12절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 “황급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의 크심을 강조한다.

(2) 구원의 선포(52:13-53:12)

► 네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이다. 첫 번째 본문은 42:1-9, 두 번째는 49:1-7, 세 번째는 50:4-9에 나타난다.

a. 놀람과 거부(52:13-53:3)

보라! “내 종”은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해서 노력한 일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즉 그는 부름받은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52:13). 52:14-15의 기본적인 요점은 열방이 하나님의 종에게서 본 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으리라는 것이다. 그들은 “고난받는 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53:8) 그 종의 높아짐을 볼 때에 더욱 놀랄 것이다(cf. 49:7, 롬 15:21). 53:1도 이와 같은 생각을 이어간다. 굴욕당하는 종(“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신약 두 군데(요 12:38, 롬 10:16)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는데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인용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팔”(52:10, 53:1)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강한 용사가 아닌 “새싹/아기”(53:2) 같고, “고운 모양/준수한 용모”(다윗-삼상 16:18)나 “위엄/영광”도 없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주목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 그저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에 불과해 보였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고통/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다(53:3).

b. 다른 이들을 위해 형벌 받음(53:4-6)

여기에 반전이 있다. 우리는 그 종이 경험하는 “고통/연약함”과 “슬픔”을 그 자신의 죄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 짊어진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것이었다!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범죄들과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속량)은 이루어진다. 그는 우리의 죄값(몸값)을 대신하여 맞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관계(평화)를 누리게 되었다(cf. 직역, “우리의 평화의 형벌이 그 위에 있었다”, 54:10 “평화의 언약”). 그가 우리의 “연약함”(질병)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치료된다(5절, cf. 30:26). 이것이 대속적 고난이다!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부담하게 하셨다(6절).

“종은 단지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더이상 죄의 결과 아래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죄를 옮겨 버린다. 종은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형벌을 감당했고 우리의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감염된 상처를 가져갔다.” (오스왈트)

c. 부당하게 형벌 받음(53:7-9)

그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곤욕을 당한 것이었지만 억지로나 마지못해 끌려가지 않았다. 그는 “잠잠한 양” 같이 순순히 그 길을 갔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한글개역개정, “괴로울 때에도”) 곤욕을 당했다. 양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도살자”에게 간다. 그의 죽음은 자발적 순종이었다. 8절은 다시 한번 그의 고난과 죽음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대신 모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cf. 10절). 그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9절은 다시 한번 그 종이 죄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기만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cf. 오스왈트는 “부자”를 악인과 대구를 이루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며, 알렉 모티어는 “부자”와 함께 주어졌다는 것은 종의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본다).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거나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치유와 화해를 낳는 방식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는 사람, 절대적으로 진실하게 자신은 결코 하나님께 반역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요 8:29, 고후 5:21을 보라).” (오스왈트)

d.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됨(53:10-12)

이 단락은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더 분명한 의미를 밝혀준다. 사실 그 종의 고난을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자신의 “생명”[네페쉬]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함으로써(10절, cf. 이 구절의 다양한 해석을 보려면 알렉 모티어의 주석을 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로운 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11절, 직역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해 의를 제공할 것이다”, cf. 51:1,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 영혼을 버린” 그 종을 높이실 것이다(12절, cf. 알렉 모티어는 12절 전반부를 “내가 많은 사람을 그의 몫으로 줄 것이고, 강한 자들을 그의 노략물로 줄 것이다”라고 번역한다).

10절과 11절은 종의 부활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는 씨(자손)를 보게 되고(cf. 이는 49:21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는 자기의 영혼[네페쉬]이 한 일(희생적 죽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12a절의 죽음 이후에 누릴 승리의 영광은 부활을 전제한다.

“이사야 53:11은 지금까지 기록된 것들 중에서 속죄 신학에 관한 가장 온전한 진술들 중 하나이다. ⑴ 종은 대속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를 안다. ⑵ ‘저 의로운 자, 나의 종’으로서 그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로 진노하게 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에 의해 그 대속 사역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 ⑶ ‘의로운 자’로서 그는 우리의 죄악에 의해서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⑷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 및 곤경과. 인격적으로 동일시하였다. ⑸ 강조되어 있는 대명사 ‘그’는 그가 이 역할을 ‘친히’ 담당했음을 강조한다. ⑹ 그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의 소임을 온전히 완수했다.” (알렉 모티어)

(3) 구원으로의 초대(54:1-55:13)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한 이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로 돌아오라고 초청한다.

① 돌아온 아내(54:1-10)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노래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모든 형편이 다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더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1절), 장막터는 넓어지며 자손(씨)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2-3절). 과거의 수치는 잊게 될 것이며 “창조자” “구속자”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시며(5절), 버림 받은 아내를 부르듯 하실 것이다(6절, cf. 50:1은 시온을 “배역함”으로 이혼 당한 여인으로 묘사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잠시 버렸지만 다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헤세드]”로 대하실 것이다(7절).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 “노아의 언약”에 비유하시며(9절), “나의 자비[헤세드]”와 “나의 평화의 언약”(10절, cf. 겔 37:36)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신다.

② 재건된 성(54:11-17)

시적 심상은 ‘회복된 아내’에서 ‘재건된 성’으로 바뀌지만 초점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것이다. 그런데 화려한 보석들로 기초와 성벽 그리고 성문을 세우실 것이다(cf. 우리는 그 성취를 요한계시록 21:18-21에서 보게 된다). 회복된 예루살렘에는 학대나 공포 대신 “큰 평안[샬롬]”이 있을 것이며(13-14절, cf. 32: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억울한 분쟁이나 송사도 적대자들의 무기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15-17a절).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17b절)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적인 측면을 가리키며, “기업”과 짝을 이루는 말은 “공의”[체다카]이다.

“백성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 가능하게 한 것, 이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 즉 영적인 풍성함(1-4, 11-14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5-10절), 영적인 안정됨과 안전함(15-16절)이다.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로 그것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종들(sarvants)’이 기업을 받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Sarvant)의 사역 결과다” (오스왈트)

① 값 없이 와서 먹으라(55:1-5)

목마른 자들을 향한 풍성한 식탁으로의 초대이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아와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들은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다.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나아 올 때에 주어진다. 그것이 영혼이 사는 길이다(3a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3b절, 59:21).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은혜[헤세드]”로써, 세상을 향한 증인과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다(4절). 5절은 4절의 “그”(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담는다. 다윗조차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cf. 여기서 다윗은 49장의 “나의 종”과 동일시 된다. 거기서 종은 모든 왕들에게 경배를 받는다-49:7).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풍성한 양식을 누릴 뿐 아니라 “다윗 언약”의 수혜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② 회개하고 돌아오라(55:6-13)

“하나님의 종”의 사역 이후 그분의 백성은 계속하여 행동할 것을 요청받는다. 그들은 노래해야 하며(54:1) 풍성한 식탁의 초대에 나아와야 한다(55:1). 이제 그들은 종의 사역이 이룬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요청을 받는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6절)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7a절, 56:1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의 사역으로 인해) 그들을 긍휼이 여기시며 너그러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7b절).

어쩌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속과 죄 사함)을 이해하지 못하여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약속하신 뜻을 돌이키실지 모른다는 의심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더 높으며, 8-9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뜻하신바를 이루신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신다(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바대로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7절).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구원은 “여호와를 위한 이름”(기념)이 될 것이다(13절). “이 구속 사역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스왈트)








V. 섬김의 표지: 신적 성품(56:1-66:24)

・ 1. 인간의 무능력 (56:1-59:21)

56-66장(특별히 56-59, 63-66장)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필요성과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내지 실패다. 결국, 이러한 개념은 55-66장의 또 다른 중요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60-62장)를 강조한다.


1. 인간의 무능력(56:1-59:21)

(1) 겸손과 성결(56:1-57:21)

(2) 의와 종교 의식(58:1-59:21)


(1) 겸손과 성결(56:1-57:21)

A. 타고난 권리가 아닌 순종(56:1-8)

B. 불의와 우상숭배(56:9-57:13)

C. 거룩하신 이와 겸손한 자(57:14-21)

a. 타고난 권리가 아닌 순종(56:1-8)

이 단락은 50-55장과 56-66장 사이에서 훌륭한 전환을 이룬다. 이전 장들은 열방에 정의를 가져다 주는 종의 사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종들(43:10)의 사역에 대해 말했다. 이제 선지자는 그 말의 함의를 설명한다.

“누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니고 있고 그 혈통을 계속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이들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삶으로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표지는 계보가 아니라 성품이다.” (오스왈트)

1-2절:

하나님께서는 “정의[미쉬팟]를 지키며 공의[체다카]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과 “모든 악”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체다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과적 구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미 이루신 구원 사역(“나의 공의”)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로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55:7에서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구원/용서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구원은 ‘순종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이다.

3-8절:

여기서는 이방인과 고자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확실성을 증거한다. 이방인과 고자는 언약적 교제에서 배제된 자들이지만(신 23:1-8) 만약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연합) 하여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다면”(4절) “하나님을 섬기고[샤라트] 사랑한다면”(5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자녀됨의 복-5절, 기도의 특권-7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모두는 복을 받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도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8절, 요 10:16).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b. 불의와 우상숭배(56:9-57:13)

이 단락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소개하고 마지막 절(13절 후반부)에서는 56:1-8에서 이미 강조된 요점을 드러낸다.

① 목자 없는 양(56:9-57:2)

먼저는 악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지적한다. 경고의 말씀은 “포도원”과 “양 떼”를 배경으로 한다. 포도원의 “파수꾼들”(선지자들)은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해치는 데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짖지 못하는 개들처럼 누워 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56:10). “이 개들”은 아무리 삼켜도 만족할 줄 모르며, 이익만 추구하고 임무는 수행 하지 않는 목자들이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돌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다(56:11-12). 파수꾼, 개들, 목자들이라는 삼중의 이미지는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와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족 등 지도자 집단 전체를 지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57:1-2.

목자들이 방탕해 있는 동안 착한 양들(“의인과 신실한 이들” “바른길로 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 앞에서(다가올 환난 때문에) 거두어 가시며 평안에 들어가 편히 쉬게 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② 네가 모은 우상들(57:3-13)

하나님께서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5-9절)에게 심판대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신다(3절).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당(마녀), 매춘부, 패역, 거짓의 자식”이라 부르신다(3-4절). 그들은 “골짜기[와디]”(6절)에서도 숭배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스올을 상징)가 그들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신다. 7-8절은 그들의 우상숭배가 음란행위를 동반하며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는 일을 통하여 언약상의 남편이신 주님을 떠났음을 지적한다. 9-10절은 그들이 수많은 우상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몰렉”까지 찾아가는 고생하면서도 열심을 냈다고 비꼰다. 여기서 “몰렉”(왕)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려 했던 앗수르와 바벨론의 여러 왕들을 의미할 수 있다.

11-13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우상들을 좇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대적의 나라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찾은 것은 언약을 배반한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을 좇는 행위는 헛된 일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찾는 자”(13절)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c. 거룩하신 이와 겸손한 자(57:14-21)

이 단락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cf. 12절)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 “길을 예비(수축)하라”(40:3),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cf. 8:14)을 제거하라. 이 구절(14절)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하게 한다. 메시아(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지니신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신다(7:14).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을 소생시키실 것이다(15절). 이것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신다(16절).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들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탐심의 죄악”은 맞아도 고쳐지지 않는다(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보았은즉”(그들의 무능력함을 아시기에)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18절). 이것은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문제 제기(1:4-6)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와 기쁨(“입술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샬롬]”을 선포하신다(19절).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선포하신다(21절).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악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다.” “평온함은 우리 안에 없으며 우리는 아무리 애를 서도 평온함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우리는 변화를 초월해 계신 분의 뜻과 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 버릴 때만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오스왈트)

(2) 의와 종교 의식(58:1-59:21)

이 단락의 전개는 앞의 단락(56-57장)의 그것과 같은 패턴이다. 즉 첫 째 부분은 참된 종교에 관해 말하고 그다음 백성들의 무능력을 말하며 마지막 부분은 백성들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혜에 관해 말한다.

① 너희가 좋아하는 일(58:1-5)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가식적인 종교 의식을 지적하신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의로운 판단)을 알기를 원한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정의”(규례로 번역됨)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판단)”을 구한다(2절).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지를 비난한다. 그들의 종교적 가식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다(3a절, cf. 9절 “응답하리라”).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의 모든 의식을 갖추었다(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금식을 하는 날에 “욕구”를 따라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3b-4절). 그들은 진정으로 “통회하며 겸손해진 자들”(57:15)이 아니다.

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58:6-1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에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고 착취를 멈추고 도리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며 실질적인 필요를 돕는 것이다(6-7, 10절). 종교적 의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공의(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치유(8절), 응답(9절), 인도하심과 영혼의 만족(11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실 텐데 황폐한 곳이 재건될 것이다(12절, 이 구절은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며 물리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13-14절에서는 금식의 주제에서 안식일 준수의 문제(56:2, 4)로 바뀌며 같은 패턴의 축복을 약속한다. 성일에 “욕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며(cf. 3절-특별히 수입과 관련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고 “자신의 길이나 욕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높이시고 기업의 복을 주실 것이다(14절).

① 구원이 없음(59:1-8)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응답 받지 못하고(58:3), 자신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기 원하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6절). 또한,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8절, 57:20-21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다(1절). 문제는 오직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데에 있다(2절). 그들의 온몸(손, 입, 발, 생각)은 악에 익숙해 있다(3, 6, 7절).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찾아 볼 수 없다(4, 8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 본성적으로 무능력하다.

② 정의가 없음(59:9-15)

백성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이사야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낀다. “우리”가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멀리 있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공의)가 멀리 있다(9a, 11, 14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다(9b절, 58:10, 신 28:29). 이사야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의 “죄악”[아본]과 “죄”[핫타트]와 “허물/반역”[페샤으] 때문이임을 고백한다(12절).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자신들의 길”(8절, 57:12, 17)에서 찾는 이상 그들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오직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그분의 공의”를 얻을 것이다(cf. 16절, 56:1, 58:8).

“정의와 공의”는 1-39에서는 오로지 사람이 행해야 할 윤리적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반면, 40-55장에서 특히,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51:1, 7에서는 예외). 그리고 56장 이후 부터 이 단어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라는 의미로 다시 전환된다. 그러나 그 전환은 완벽하지 않고 이 두. 개념이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통합되는데 59장 이곳에서 더 분명하게 통합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가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무서운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 (오스왈트)

c.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심(59:15-21)

이 말씀은 58-59장 뿐 아니라 56-59장의 마무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로 묘사되며 정의와 공의(56:1)를 행하지 못하는 무능으로 인해 패배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천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악”하다고 판단하신 것처럼,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을 “그분의 눈에 악하다”고 판단하신다(15b).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재하는 자”(cf. 53:2 “중보기도하다”)가 없음을 보시고 친히 “그의 공의”를 가지고 오신다(16절). 그분은 용사로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17절, cf. 엡 6:14, 17),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보복하신다(18절).

온 땅은 여호와의 이름/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바람/영”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19절, cf. 30:28 “그의 호흡”). 그분의 오심과 사람들의 두려움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닌다. 20절에 “구속자”가 “반역[페샤으]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표현은 그분의 오심의 긍정적인 면(보상)을 암시해 준다. 그분은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54:10, 55:3)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32:15, 44:3) “하나님의 말들”이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걸쳐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21절). 알렉 모티어는 21절의 “너”는 언약 중보자를 가리킨다고 하며, “여호와의 영과 말씀이라는 약속된 복들은 이 언약 중보자를 통해서 대대손손 영원토록 주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종’ 및 그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말한다.

19-21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오심은 삼위일체적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에 몰려 오듯 임하시며(19절),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임하시고(20절),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 위에 임하신다(21절, 61:1).

・ 2. 여호와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60:1-62:12)

“60-62장은 56-66장의 중심부를 형성한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의 최종 운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재가 그들 안에서 온 땅에 나타나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가져오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사야서의 모든 약속을 실현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지 다른 이가 아니다.” (오스왈트)






2. 여호와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60:1-62:12)

(1) 여호와의 영광(60:1-22)

(2) 거룩한 백성(61:1-62:12)


(1) 여호와의 영광(60:1-22)

A.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아오리라(60:1-9)

B. 이방인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60:10-16)

C.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60:17-22)

a.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아오리라(60:1-9)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8:8, 10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네 빛”이 비칠 것이라는 소망을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에게 “공의”가 없으므로 그들이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인 것이다(59:9-11).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사(15-16절) 이 땅에 임하셨다. “그는 백성의 원수들, 즉 그들의 죄와 불의를 물리치셨고, 이제 그 나라에 빛, 즉 그 자신의 은혜로운 구원의 결과인 빛을 선포한다”(오스왈트). 이제 하나님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것을 전제한다(cf.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1절, cf. 19b절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9:2- “큰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네 빛”은 분명 하나님의 빛이지만 백성들에게 주어진 빛(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삶)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함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오심을 가리킨다(2절). 그 결과 어둠 속에 있던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3절).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상황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새삭의 형태로 실현되었고 그리스도가 지상에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총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오스왈트).

4-9절. 이스라엘은 분명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자만에 빠질 수 없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이다(9b절, 55:5). 그 결과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4절)뿐 아니라 이방 나라의 부와 재물도 이스라엘에게 온다(4-5절, 이는 “재건”의 소망을 준다-49:17-20). 또한, 이방 사람들(스바 사람들, 섬들, 다시스의 배들)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6, 9절, cf. 23:18) 하나님께서는 이방(게달, 느바욧)에서 오는 재물들을 받으실 것이다(7절).

b. 이방인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60:10-16)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역전될 것을 약속하신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스라엘을 쳤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은 역전된다(14:2 “노비로 삼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자들이 성벽을 쌓고,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며”[샤라트](10-11절),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내 거룩한 곳” “나의 발 둘 곳”)이 아름답게 재건 될 것이다(13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은 몸을 굽혀 나아와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 부르며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반응을 기독교적 “회심”으로, 혹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정치적 세계지배로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버림 당하고 미움 받았던 이스라엘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로 알리실 것이다(15-16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c.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60:17-22)

60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의 이 마지막 연은 가장 서정적인 시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실 일과 친히 어떠한 존재가 되어 주실 지에 대한 경이감을 묘사한다. “거룩한 성”은 값지고 견고한 재료들(영속과 안전을 암시)로 세워질 것이며, 다시는 강포가 없이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화평만이 있을 것이다(17-18절). 하나님께서는 친히 “네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다(18-19절, 계 21:21). 더욱 놀라운 표현이 등장한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되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21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43:7). 이제 이스라엘은 그 존재(회복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다(43:10-12).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다.

22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이 그들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에 관해 말한다. 이 표현은 30:18의 역전을 보여 준다.

“56장 1절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 관계가 정의하는 바와같이 옳은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신다... 이러한 기대는 1-39장 전체에 널리 퍼져 있다(1:21, 26, 5:7, 16, 26:7, 28:17, 33:5, 15). 더 나아가 공의(그리고 정의)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한다(9:7, 11:4, 5, 32:1, 16, 17)...

40-45장에서 공의는 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사용된다... 하지만 56-59이 명백하게 밝히듯이(63-66장도 참고하라)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의 장들에서 그 정체를 여호와의 종/메시아라고 밝힌(cf. 52:10, 53:1) 하나님의 팔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오셨다(cf. 63:1-16). 하나님의 노력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공의다... 마지막으로 56-66장은 다시 삶으로 실천하는 의를 요구하지만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 준다.” (오스왈트)




(2) 거룩한 백성(61:1-62:12)

A. 기름부음 받은 자(61:1-3)

B.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61:4-11)

C. 다시는 버림받지 않음(62:1-5)

D. 하나님을 위한 파수꾼(62:6-9)

E. 길을 닦으라(62:10-12)

a. 기름부음 받은 자(61:1-3)

61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시고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사건(눅 4:16-21)을 통해 유명해졌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기름부으사(cf. 삼상 16:13)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사명은 가난한 자(29:19)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헬, [유앙겔리조마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다(1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희년)과 “신원의 날”을 선포하신다. 그리하여 시온에서 슬퍼하던 자들이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이다(2-3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불릴 것이다(60:21). “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어 그런 지위를 얻게 해준 의를 가리킨다(53:11, 54:17).

b.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61:4-11)

이 단락은 “의의 나무”라 불린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 말을 한다. 이것이 그들이 누릴 “좋은 소식”이다. 그들은 황폐한 땅과 성읍을 회복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일꾼이 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는”[샤라트] 자가 될 것이다(6절, cf. 벧전 2:9, 이스라엘의 높아진 지위는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책임을 가진 지위이다). 그들은 수치 대신 갑절의 보상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8절), 모든 나라 가운데 높이사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실 것이다(9절).

10-11절은 복 받은 “시온”의 고백이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신랑, 신부가 단장함 같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신다(cf. 62:1).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신 것같이(4:2, 창 1:11)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이들은 불의와 그 결과에서의 구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 부여도 경험한다... 하나님은 공의를 명하시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공의를 주신다. 그것이 진실로 기쁨의 원천이다.” (오스왈트)

c. 다시는 버림받지 않음(62:1-5)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공의(그리고 구원)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침묵하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간청에 대해 침묵하셨다는 비난에 응답하고 계시다(cf. 42:14, 45:15-19, 57:11, 64:12, 65:6).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온을 공의로 구원하실 것이다(46:13). 이방의 온 나라들이 시온의 공의(그리고 영광)를 보게 될 것이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인데, “헵시바”(‘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온의 땅은 “쁄라”[결혼함/~안에 거함]라 불릴 것이다(4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며, 땅은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4-5절). 결국, 시온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3절).

4절의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라는 어구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의 모음만 바꿔서 “너를 지으신 분”으로(Lowth, BHS, 공동번역)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 “취하다/결혼하다[바알]”를 그것의 기본적인 개념인 “주인 노릇하다”로 이해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시 땅을 차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d. 하나님을 위한 파수꾼(62:6-9)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절). 그러나 파수꾼들(“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기까지 쉬지 말고 구해야 한다(7절).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 36:37).

예루살렘은 더이상 원수들의 공격에 위협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파수꾼의 임무는 “전쟁 경고”가 아니라 “중보기도”가 될 것이다. 백성들은 더이상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원수들에게 뺏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오직 수고하고 거둔자가 그것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9절).

e. 길을 닦으라(62:10-12)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따라 행동할 것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참되다는 확신 가운데 살 것을 요구하신다”(오스왈트). 시온은 “만민을 위하여”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그 선포의 내용은 시온에게 그녀의 구원이 왔다(완료형)고 말하라는 것이다(11절). 11절 후반부의 “그”(남성 단수)는 문맥상 메시아를 가리키며 “상급/삯”과 “보응”은 그가 얻으신 백성들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그들”(한글개역개정 12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너”)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며 “너”(여성)를 가리켜 “찾은 바 된 자” “버림 받지 않은 성”이라 부를 것이다.

・ 3. 하나님의 능력 (63:1-66:24)

이 단락은 56-59장의 구조와 비교했을 때 그 순서가 거꾸로 배치되어 있다. 즉 56-59장이 회심한 이방인들을 논하는 내용(56:1-8)으로 시작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홀로 싸우시는 신적인 용사에 대한 묘사(59:15b-21)로 끝나는 반면, 이 단락은 신적인 용사에 대한 묘사로 시작해서(63:1-6) 회심한 이방인들을 다루는 내용(66:18-24)으로 끝난다. 이러한 구조는 강조점은 60-62장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66:2, 29:19)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3. 하나님의 능력(63:1-66:24)

(1)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여호와의 신실하심(63:1-65:16)

(2) 최후의 심판(65:17-66:24)


(1)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여호와의 신실하심(63:1-65:16)

A. 홀로 싸우는 용사(63:1-6)

① 신실함과 반역(63:7-14)

②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63:15-64:12)

① 내가 여기 있노라(65:1-7)

②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같이 행하여(65:8-16)

a. 홀로 싸우는 용사(63:1-6)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용사로 걸어오신다(cf. 52:8-10, 59:16-18). 그분은 “공의로” 말씀하시는 분이며(45:19)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1, 5절). 그분의 옷은 전투에서 묻은 적들의 피로 붉어졌다(cf. 계 14:17-20, 19:13, 15). 그분은 “홀로” 모든 원수를 죽이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셨다(3-5절, 2:17).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만민을 “밟고”(cf. 렘 25:30) 죽이심으로 심판을 이루셨다(6절).

① 신실함과 반역(63:7-14)

이사야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헤세드]와 사랑([헴라] 연민)과 은총(“좋은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괴로움 속에서 “동참하시고”(직역하면, “그에게 괴로움이 있었다”) “자기 얼굴의 사자”로 그들을 구속하셨다[가알](8-9절). 그분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아하바]과 자비([헴라] 연민)로 안듯 이스라엘을 안으셨다(9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했다(cf. 54:6).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사 그들의 대적이 되사(10절, cf. 9절의 “동참하다”는 어구는 “그는 대적이 아니셨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그들을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자신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묻는다(11절).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은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난다(델리취).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자기 얼굴의 사자”)을 보내사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는 인격체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백성들은 모세의 때에 구원의 능력(“영광/아름다움의 팔”)을 보이시며 마른 바다지면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다(12-13절). 그들은 그때에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을 이끄시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②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63:15-64:12)

63:15-19.

이사야는 과거 역사 가운데 보이셨던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 “자비[메에]와 사랑[라함]”이 보이지 않음을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봐주시기를 간구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16절)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 주의 종들”(17절)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17절)라고 물으며 마치 하나님께 책임은 전가하는 듯한 표현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음을 전제한 고백인 것이다. “돌아 오시옵소서”라는 간구도 “주의 다스림”(19절)을 다시 받기 원하는 마음의 겸손한 요청이다. 18절의 “성소를 짓밟다”는 표현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을 배경으로 하기에 논란이 된다(예언적 완료시제 일 수 있다).

64:1-7.

이사야는 역사를 회고했었는데(63:8-14),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처럼(3절) 하늘을 “가르고”(혹은 “녹이고”) 오사 산들을 진동하시며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며 주 앞에 떨게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다(cf. 한글개역개정 번역과는 다르게 원문은 “~했더라면/원하건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묘사한다).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은 없음을 알고 있다(4절).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의 죄다.

이사야는 백성을 대표하여 죄를 자백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시지만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며(6:5)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월경의”) 옷과 같다(6절).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자기를 앙망하는/기다리는 자를 위하여”(4절, 40:31) 행동하였지만,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7a절, 하나님을 붙든 야곱을 상기시킨다). 다시 한번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책임인 듯한 표현을 한다(63:17). 이사야는 현상황에 대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사 은혜를 베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cf. 애 5:21).

오스왈트는 4절의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인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기다리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이들이 포기했을 때 계속해서 믿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그 일이 나의 때에 내가 주도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능동적인 일이다. 그것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것, 즉 사실상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는 것이다(4절). 따라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언약적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 정직, 신실함, 단순함, 자비, 관대함, 자기부인의 ‘길’을 아는 것을 보여 주는 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64:8-12.

이사야는 하나님께 너무(“극한까지”)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한다. 그의 간구의 근거는 백성의 회개나 과거의 선행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8절, 63:16) “토기장이”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음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긍휼(연민)에 근거하여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한다. 11절의 “성전 파괴”에 대한 표현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낸다(cf. 63:18).

“유일한 문제는, 이스라엘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심령과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오스왈트)

① 내가 여기 있노라(65:1-7)

이사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잠잠함”(12절)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시다(1절, cf. 롬 10:20).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종일 불렀지만 “옳지 않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자들이다(2-5절). 그들과 그 조상들의 죄악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능욕”한 것인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가 아닌-64:9) 보응을 하실 것이다(6-7절). “하나님의 오심”(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는 일)은 그들에게는 심판/형의 집행이 될 것이다.

②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같이 행하여(65:8-16)

하나님께서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해왔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11-12절, 66: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않으시고 “택함 받은 자들/기업을 얻을 자”(씨)를 내시며 “나의 종들”이 그 기업에 살게 될 것이라는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다(9-10절). 항상 하나님의 오심은 보응(심판과 갚아 주심)이라는 양면성을 동반한다. 반역자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종들의 운명의 대조는 13-14절에서 잘 나타나면 15-16절에서도 그 대조가 이어진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또 다른 측면인 “이름”(창 12:2)이 주제가 되는데, 반역자들의 이름은 “저주”할 때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cf. 62:4, 12)으로 불릴 것이다(14절, cf. 창 17:5). 15절에서 반역자들의 이름이 “저주”할 때 사용된다면,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될 것 같지만, “복”을 구할 때는 “진리(아멘)의 하나님”(고후 1:20)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게 될 것이다(16절).




(2) 최후의 심판(65:17-66:24)

A. 새 하늘과 새 땅(65:17-25)

B. 제사가 아닌 겸손(66:1-6)

C. 어머니 예루살렘(66:7-14)

D. 예배 또는 멸망(66:15-24)

a. 새 하늘과 새 땅(65:17-25)

“왜냐하면, 보라”로 시작하는 이 단락은 56장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나타남을 기대하며 의를 행해야 한다. 하늘과 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자 되심의 증거다(cf. 42:5). 이제 창조자의 원래 목적이 실현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cf. 고후 5:17, 벧후 3:13).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cf. 16절, 43:18). 새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다(18-19a절). 눈물은 사라질 것이다(9b절, cf. 25:8, 계 7:17). “새 예루살렘 성”(계 21:1)에 사는 백성들은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며(20, 22절, cf. 시 21:4)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21-23절). 즉 언약 파괴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압제과 착취, 신 28:29-33) 그리고 “땅의 저주”(창 3:17-18)가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이다(24절). 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했던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 준다(59:1-2). 마지막 25절은 11:6-9의 표현들을 압축해 놓은 듯하다. 그곳은 더이상 해함과 상함이 없을 것이다. 특이한 표현은 “뱀은 (여전히)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라는 것이다. 처음의 유혹자 뱀은 에덴동산에서 받은 저주 아래에 영원히 놓이게 될 것이다.

b. 제사가 아닌 겸손(66:1-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제의적 행위(3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2절)와 그 회개를 통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갖혀 계시거나 거처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1절). 하나님은 짐승의 기름과 피에 목말라 계신 분도 아니시다(cf. 1:11).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함께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3-4절, cf. 4절의 “유혹”은 “변덕”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그 심판은 “성전에서부터”(6절)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응하여 주실 것이다(2, 5절, cf. 마 5:3-4, 10-12).

c. 어머니 예루살렘(66:7-14)

다시 소망의 메시지로 돌아온다. 시온은 고통 없이 “남아”를 낳는다. 이는 “에덴동산에서의 저주”가 끝남과 동시에 “메시아”의 등장을 암시한다(창 3:15-16, 계 12장). 8-9절은 하나님의 회복(혹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의 갑작스러움과 주권성을 표현한다. 언약의 저주 속에서 예루살렘은 자녀들의 살육과 애통을 경험했지만 회복 속에서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될 것이다(10-11절, 65:18-19). 이러한 모든 복(평강, 영광, 만족, 기쁨, 위로)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12-13절).

d. 예배 또는 멸망(66:15-24)

이 마지막 단락은 심판과 소망의 내용을 번갈아 나타내며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강림”(오심)은 그의 종들에게 복을 가져오지만 그의 원수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14b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과 칼로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가증한 우상숭배자들이다(16-17절).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18절, cf. 19절의 “도피한 자”는 원문상 “생존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땅 끝”의 선교사가 된다. 알렉 모티어는 “징조”는 예수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분께 “너희 모든 형제들”을 예물로 드릴 것이다(20절, 19:24-25, 45:14, 20-22, cf. 오스왈트는 “형제들”이 남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반면 모티어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롬 15:16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게다가”(한글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안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실 것이다(21절).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 아니다.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혈육”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23절, 계 15:4). 이사야는 결코 “만인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들은 성밖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패역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24절).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심판이 반드시 소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소망은 심판을 통해서도 올 수 있음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 주셨지만 소망이 심판을 없애 버린다고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다... 이처럼 이사야의 위대한 책은 그것이 시작된 방식과 다르지 않게 심판 또는 소망이라는, 인류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선택지에 대한 재확인으로 끝난다.” (오스왈트)











예레미야

성경 해설


예레미야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수십 년과 예루살렘 멸망 전후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다. 선지자의 설교와 탄식, 상징 행동, 전기적 이야기, 왕과 열방을 향한 신탁이 서로 얽혀 있으며 반드시 연대순으로 배열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1:10). 이 두 방향은 언약을 배반한 백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그 심판을 넘어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함께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중심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이르메야후’의 정확한 어원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흔히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히브리어 성경은 첫 구절을 ‘예레미야의 말이라’로 시작하면서도 곧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한다(1:1-2). 따라서 책은 한 인간의 종교적 명상보다, 고난받는 선지자의 생애와 입을 통해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기록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요시야 왕 제13년인 주전 627/626년경에 부름받아 예루살렘이 무너진 주전 587/586년 이후까지 사역했다(1:1-3). 그는 여호야김이 첫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 서기관 바룩에게 말씀을 다시 받아쓰게 했고 많은 말씀을 더하였다(36장). 이는 예레미야의 구두 설교와 기록, 바룩의 서기관적 참여, 후대의 영감받은 보존과 배열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본문에 일인칭 시와 삼인칭 전기가 공존하고 사건 순서가 연대순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레미야의 역사적 사역과 저자적 권위를 해체할 필요는 없다. 최종 형태는 예루살렘 멸망과 여호야긴의 석방을 아는 시점에 정리되었을 것이다(52:31-34).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예레미야는 앗수르가 쇠퇴하고 애굽과 신바벨론이 패권을 다투던 격변기에 사역했다. 요시야의 개혁 이후 여호아하스·여호야김·여호야긴·시드기야가 차례로 통치했지만 왕과 지도자와 백성은 우상숭배, 피 흘림, 착취와 거짓에 머물렀다. 바벨론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세력을 확장했고, 예루살렘은 주전 597년에 첫 함락을 겪은 뒤 주전 587/586년에 성전과 성벽까지 파괴되었다. 예레미야는 애굽이나 반바벨론 동맹을 구원의 길로 여기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라고 선포했다. 책은 멸망이 여호와의 무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언약의 주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심판임을 밝히고, 포로와 남은 자에게 회복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책 전체의 사명을 소개한다. 2–24장은 유다의 언약 배반과 임박한 북방 심판을 고발하는 설교·시·상징 행동을 모으며, 25장은 칠십 년의 바벨론 통치와 열방이 마실 진노의 잔을 선포해 앞부분을 요약하고 시야를 열방으로 돌린다. 26–29장은 성전 설교를 둘러싼 갈등, 거짓 선지자 하나냐,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참된 예언과 거짓 평안을 대조한다. 30–33장의 ‘위로의 책’은 귀환, 새 언약,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한다. 34–45장은 멸망 직전과 이후 왕·백성·예레미야·바룩의 행적을 기록하고, 46–51장은 애굽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열방 심판을 선포한다. 52장의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 석방은 심판의 성취와 남아 있는 다윗 계열의 작은 소망으로 책을 맺는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치료하기 어려운 마음의 반역으로 진단한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으며, 우상과 강대국에 의지했다(2:13). 성전과 제사와 할례를 소유했다는 사실도 불순종을 덮어 주지 못한다. 성전 설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웃을 억압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다른 신을 따르는 거짓 안전을 폭로한다(7:1-15).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고 참된 자랑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4:4; 9:23-24).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개인적 소망이나 국가적 낙관론에 종속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며 ‘평강하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회개 없는 평화를 거절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멸망을 냉정하게 즐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품고 울며, 말씀 때문에 고립·조롱·구타·감금과 죽음의 위협을 겪었다. 그의 탄식은 믿음 없는 불평의 기록만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의문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맡겨진 사명을 버릴 수 없었던 언약적 씨름을 보여 준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유다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의 은혜를 잊고 언약을 깨뜨렸으며, 바벨론 포로는 신명기가 경고한 저주의 역사적 성취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뽑고 허무는 심판 뒤에 다시 심고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흩어진 양 떼를 모으며, 포로민을 새 출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6:14-15; 23:1-8; 30–33장).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 밖에만 두지 않고 백성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31:31-34). 이 약속은 옛 언약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새롭게 하셔야 언약 순종이 가능함을 밝힌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레미야서의 복음적 중심은 무너진 왕권과 깨진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이며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릴 왕으로서 정의롭게 다스리신다(23:5-6; 33:14-16). 그는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여 새 언약의 죄 사함을 십자가 죽음과 연결하셨고, 히브리서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마음에 새겨진 법의 성취를 설명한다(눅 22:20; 히 8:8-12; 10:14-18). 예루살렘이 거절한 선지자의 눈물과 고난은 예수님의 모든 면을 직접 예표하는 도식은 아니지만, 거절하는 도성을 향해 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새 언약을 자기 희생으로 세우신 참 선지자의 길을 바라보게 한다.




9. 읽는 방법

예레미야서는 연대순 전기가 아니므로 왕의 통치 시기와 반복되는 사건을 확인하면서도, 현재 배열이 심판과 소망을 어떤 신학적 흐름으로 배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선지자의 상징 행동과 개인적 탄식을 오늘날 사역자의 행동을 그대로 명령하는 본문으로 만들지 말고, 특정한 언약 심판을 알리는 예언적 소명 안에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29장 11절도 개인의 즉각적 성공을 보장하는 표어가 아니라, 칠십 년의 포로를 지나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명령을 모든 정치적 굴복의 일반 원칙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심판에 대한 순종이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판단할 때에는 듣기 좋은 결과나 단기적 성취만 보지 말고, 이미 주신 언약 말씀과 선지자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함께 살펴야 한다. 새 언약을 교회의 내면적 체험으로만 축소하지 말고 죄 사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동체 회복과 의로운 다윗 왕의 통치를 함께 보아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예레미야 서론 및 본문 해설; 트렘퍼 롱맨 3세, 『예레미야·애가』; J. A. 톰슨, 『예레미야』;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예레미야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예레미야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소명과 초기 경고(1:1-6:30)


1. 표제어(1:1-3)

솔로몬은 제사장직에서 추방당한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보냈다(왕상 2:26).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가 아바아달의 후손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상의 이름과 같다(왕하 22:4, 8-14). 그러나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13년(BC 627/626년)에 시작되어 시드기야의 11년(BC 587/586년),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계속되었다. 요시야는 통치 18년이 되었을 때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대하 34장), 이때 예레미야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2. 예레미야의 소명(1:4-19)

4-8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자신이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하실 것이니 두려워말라고 말씀하신다.

9-10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심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심을 확증하신다. 이러한 행동은 이사야의 소명을 연상케 한다(사 6:7). “이런 행동은 두 선지자를 서로 충분히 연결시킬 만큼 비슷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 행동은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계열에 속한 선지자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의 입, 곧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구별하신 도구의 정화를 보여 준다”(롱맨). 이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그의 말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기도 하며 건설하기도 할 것이다.

11-16절:

두 개의 신탁은 앞으로 나올 신탁의 개요/핵심을 제시한다. 첫 번째 신탁은 언어유희에 근거한다. 예레미야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몬드 나무”[샤케드] 가지를 본다고 대답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켜보아’[쇼케드] 그대로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신다. 아몬드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는 첫 나무였으며 아나돗 성읍은 아몬드 나무로 유명했다. 이는 아몬드 꽃이 핌으로 봄의 도래를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곧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탁은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본다(13절).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북방 왕국들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모든 성읍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재앙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17-19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위임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겪게 될 반대 앞에서 그를 격려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하시어 유다의 지도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들을 두려워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바를 그대로 말해야 한다(cf. 8절).




3. 이전의 행복(2:1-3)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외치라고 하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의 시작은 신혼 시절-순수한 “인애[헤세드]”-과 같았다. 신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따랐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첫 열매”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거룩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특별히 소유하셨고 보호하셨다.




4.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송(2:4-13)

4절:

예레미야는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라는 표현은 포로 상태의 북왕국이나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까지 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어진 표현일 것이다.

5절: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적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헤벨] 우상을 쫓아다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모든 죄악의 핵심이다. 그들은 공허한 것을 추구했고 결국, 공허하게 되었다.

6-8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반역하고 도리어 그 땅의 신 바알을 따랐다.

9-13절:

“싸우다”라는 말은 “기소하다”[리브]라는 의미의 동사이며 법정 용어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기소하신다. 이스라엘의 배교는 어느 곳에서도(서쪽에 있는 깃딤 섬들과 동쪽에 있는 게달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범죄이며 비극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물을 공급할 수도 없는 다른 신들(웅덩이)를 찾은 것이다.




5. 주님의 길인가, 열방의 길인가(2:14-19)

14-16절:

이스라엘은 “종”도 “태어난 종”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전리품”처럼 되었다. 그들은 열방에 도움을 구하며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은 결국, 삼키는 신세가 되었다(cf. 나 2:11-13). 16절의 “놉”(멤피스)은 오늘날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까운 곳으로 애굽의 초기 수도였으며, “다바네스”는 시나이 반도 부근 동부 삼각주 지역과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상처만 입었다.

17-19절: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파멸을 자초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떠나 애굽과 앗수르를 따라갔다. 그들의 악과 반역이 그들을 징계한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2:13)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국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그들의 악이며 고통이다.




6. 음녀처럼(2:20-28)

20-2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묶어주는 “멍에”를 꺾고(cf. 마 11:29)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교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하였다. 2:13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들은 “썩은 들포도나무”가 되었다(cf. 사 5:1-7). 그들의 죄악은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반역이었다.

22-25절:

그들의 죄악은 숨길 수도 없으며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다. 그들은 흥분한 “야생 암나귀”가 성행위에 매달리듯이 바알에게 매달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도 무시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26-28절: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나무를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을 자신들의 어머니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린 채 그것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을 도울 수 없는 나무와 돌일 뿐이다.




7.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다(2:29-37)

29-3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소한다”[리브](=9절 “싸우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지 않으셨고 불의를 행하셨다고 생각한다(cf. 2: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박하신다. 언약을 깬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3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땅”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와 “어둠의 땅”으로 여겨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만 했다(31절).

32-35절:

이스라엘은 신부가 자신의 결혼 패물과 예복을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 악한 행위들로 자신을 꾸몄다(32-33절).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도 결백하다고 주장한다(34-35절, cf. 출 22: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36-37절:

다시 “길” 주제를 이어간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길을 바꾼다. 그들은 앗수르를 의지했다가 또 애굽을 의지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애굽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앗수르와 조약을 맺었지만, 앗수르는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켰고(BC 722년) 남유다도 공격했다(BC 701년). 남유다는 특히 여호야김 때에(BC 609-597년)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애굽을 의지했다. 이 신탁은 임박한 추방을 암시하며 마무리된다.




8. 광야의 유목민처럼(3:1-5)

예레미야는 또 다른 고발과 심판 신탁을 내놓는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린 뒤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 아내를 버렸던 남자가 처음 아내를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다. 신명기는 분명히 그렇게 명령한다(신 24:1-4). 그 여자와 땅은 더러워졌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한 창녀와 같다. 그들은 첫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들은 폭풍우의 신,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하셨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악”을 행한다.




9.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의롭다(3:6-11)

이 신탁은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주어졌다(cf. 1:2). 요시야는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에 다스린 첫 왕이자, 훌륭한 왕이었다. 북왕국은 우상들을 섬겨 행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 모든 일을 지켜본 자매 유다는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심하게 행음함으로 “불성실”하였다(cf. 겔 16, 23장). 그럼에도, 그들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회개할 뿐이었다(cf. 4-5절).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북왕국이 남유다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10. 미래의 회복(3:12-4:4)

3:12-18.

앞의 신탁의 맥락 속에서 예레미야는 북왕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 받는다. “불성실한 이스라엘아, 남편 된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노를 한 없이 품지 않는다.” “오직 너의 죄를 알라[야다]”(cf. 한글개역개정은 “자복하라”로 번역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14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주셔서 양육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16절). 이는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지고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이다(cf. 느 11:1, 계 21:2, 엡 1:23, 4:10).

그때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참된 유일한 왕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것이며 그분의 통치 아래 다시는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17절, cf. 계 21:24, 27). 그때에는 더 “불성실”했던 유다도 회복될 것이다.

3:19-25.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신다(22절). 이번에는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로 호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땅을 상속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음행한 여인처럼 아버지를 속였다(20절). 그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자식들이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그들의 “불성실함”을 고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 올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22b-25절).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으니 주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헛된 일이며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청년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1-4.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노를 풀 준비가 되어 계시다(3:12).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돌아와야 하며 말로만 회개하는 기만을 행해서는 안된다(cf. 3:5, 10, 20). 이스라엘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한다. 그럴 때에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cf. 창 12:1-2).

참된 회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cf. 신 30:6, 롬 2:29)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요청은 자신들의 몸에 이미 지닌 외적 표식을 내면화하라는 요청 즉, 언약적 성실과 순종의 요청이다. 이 신탁은 최후통첩으로 마친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모든 것을 사를 것이다.




11. 북쪽에서 오는 사자(4:5-10)

5-8절:

하나님께서 곧 북방에서부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1:13-14).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나팔을 불어 큰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유다는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전쟁 소식에 애곡해야 한다.

9-10절: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혹은 그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속이셨다고 말한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던 거짓 예언을 빙자하는 말일 것이다. 그들은 그 평화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었지만(하나님께서 속게 하셨고, cf. 왕상 22:23) 결국, 그들은 전쟁을 맞게 되었다.




12. 뜨거운 바람(4:11-18)

“뜨거운 바람”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매우 강하고 뜨거운 동풍을 가리킨다. 아마 이것은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으로 “북에서부터”(15절)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이미지일 것이다. 이것은 알곡을 남기기 위한 키질도 아니며 정결하게 하기 위한 징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악행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다(12, 17-18절). 하나님께서는 무적의 용사처럼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13절).

이러한 위협적인 경고에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예루살렘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린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14절).




13. 슬프고 아프다(4:19-22)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화자는 예레미야이다. 그는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자신의 진술 때문에 마음이 미어진다. 그러나 이어지는 22절의 화자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며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다.




14. 혼돈이 지배할 것이다(4:23-28)

예레미야는 창조의 어휘를 사용하여 다가오는 파괴를 묘사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창 1:2)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cf. 막 13:24-25). 산들은 진동하며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 모든 성읍은 무너지고 사람도 새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대로 온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7절). 이것은 ‘남은 자’ 모티브, 즉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 두어 약속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 가실 것이라는 사상의 암시이다(cf. 3:14).




15. 멸망당한 자(4:29-31)

이 구절은 짧은 3행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병과 궁수의 공격으로 모든 성읍 주민들은 도망하여 나가며 각 성읍은 버림을 당하여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멸망 당한 자”는 사치스러운 “자색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몄다. 그러나 이것이 다 헛된 일이다. 연인들은 그 여자를 멸시하며 도리어 생명을 해치려 달려든다. 이는 위기의 때에 이방 나라들에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표현이다(cf. 겔 16, 23장). 이스라엘은 도움을 얻기 위해 참 남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매춘부처럼 혹은 간음하는 여자처럼 다른 남자들(열방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결국, 그 여자(시온의 딸)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비명 소리만 낸다. 그녀는 “내 생명이 살인자에게 넘어갔다”고 외친다. 살인자란 그녀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 즉 하나님의 심판 도구다.




16. 가난한 자와 높은 자, 예루살렘이 전부 부패했다(5:1-9)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 전 급하게 의인(“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을 찾아 보라고 명령하신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의 것으로 추측되는 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한다.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지도자들”에게 시선을 돌린다(3-5a절). 지도자들은 무지한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알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허물 많고 반역이 심한 자들이었다(5-6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징벌이 당연하다고 선언하신다. “어찌 용서하겠으며,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7, 9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어 버리고 우상들로 맹세하며 음행과 성적 범죄를 가득하게 하였다.




17. 포도원을 무너뜨리라(5:10-1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에 대한 징계로서 그들(“포도원”으로 비유됨, cf. 사 5장)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니(He will do nothing-ESV)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cf. 28장) 선지자의 말도 무시해 버린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꺾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다 무너뜨리지는 말라고 한계를 정하신다(10절, cf. 3:12-18, 4:27-28).




18. 나무를 불사르라(5:14-19)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예언(12-13절)을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되게 하여 이 백성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강력한 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파멸하실 것이다. 그 나라는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아람어로 말하고 아카드어로 기록함) 바벨론임이 틀림없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멸망에 놀랄 것이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19절).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8절, cf. 10절).




19. 어리석고 몰지각한 백성(5:20-31)

20-25절은 창조세계에 나타난 주님의 크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고 몰지각한 백성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21절, 사 43:8, cf. 시 115:6)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분을 배반하고 떠나갔다. 그들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이른 비와 늦은 비”)을 막았다(cf. 눅 11:13, 사 59:2).

26-29절은 “새 사냥꾼”의 은유를 사용하여 백성들의 죄를 서술한다. 악인들은 사냥꾼이 덫을 놓듯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 그들은 고아와 빈민의 재판을 불의하게 판결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반드시 벌하실 것이며 이 나라에 보복하실 것이다(cf. 9절).

30-31절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폭로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을 스스로 불러오고 있다.




20.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다!(6:1-8)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북방(바벨론)에서부터 오는 “재앙과 큰 파멸”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사건 환상’으로 미래의 일을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묘사하는 것이다(cf. 4:11-1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심판하신다(2절). 공격군은 요새들을 포위하고 밤중에 공격한다(3-5절).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지휘하시며 공격을 명하신다(6a절). 예루살렘은 “벌 받을 성”(6b절)이다. 그 안에는 포악과 탈취와 살상이 넘쳐난다. 예루살렘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녕 마음으로부터 싫어하실 것이다(8절). 이어지는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21. 이스라엘 줍기(6:9-15)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남은 열매를 모두 따내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거두어 드리라고 명령하신다(9절). 그러나 이 구절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인지(cf. 5:10), 남은 자까지도 모두 적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의미인지(cf. 11절) 원문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롱맨은 후자의 해석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10절). 백성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고 거짓말을 한다(13-14절, 8:11, cf. 14:13, 23:17).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노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22. 옛길을 걷지 않겠다는 거부(6:16-21)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심령의 “쉼”을 위해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율법을 거절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19절).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20절).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앞에 “걸림돌”(21절, cf. 사 8:14, 롬 9:33)을 두어 걸려 넘어져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23. 북쪽에서 오는 공격(6:22-26)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민족/군대(바벨론)가 북방에서 온다. 그들은 잔인한 공격자들이며 그들의 소리는 “포효하는 바다”(23절) 같다. 그들은 시온의 딸을 치려고 온다. 시온의 딸은 해산하는 여인같을 것이며 독자를 잃은 여인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다(26절).




24. 예레미야, 금속 제련공(6:27-30)

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석”을 살피는 금속 제련공 혹은 조사관이다. 조사 결과 그들은 “고집 센 반역자들”이며 다 사악한 자들로 판명난다(28절). 그들은 에스겔 22:18에서 “은의 찌꺼기”로 묘사된 “놋과 철”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다.






II. 성전 설교와 거짓 신뢰에 대한 책망(7:1-10:25)


25.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7:1-15)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3a, 5a절) 이 말은 정의를 행하며 압제,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맹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5b-6, 9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3b, 7절).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며(4절) 성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하며 여전히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10절).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들이 적에 의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었다. 이렇게 성전은 도둑이 모이는/은신하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11절, cf. 마 21:13).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신다(12절). 제사장 엘리가 사사직을 맡았던 그 시절,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있었다. 아마도 그때 실로 성읍도 파괴되었을 것이다(cf. 시 78:60).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성전)이라 할지라도 파괴하시고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유다 백성으로 인해 그렇게 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26. 기도하지 말라(7:16-20)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들에 대해 그 분노를 쏟으셔야만 한다(20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극단의 명령을 내리신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구하지 말라/간구하지 말라”(cf. 11:14 14:11-12).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가증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 준다(17-19절).

18절의 “하늘의 여왕”은 주변 열방의 만신전에 있는 천체의 여신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이 신을 계속 숭배해 왔다(cf. 44:17-19).




27. 제사가 아니라 순종(7:21-29)

본래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다(21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 즉 속죄제사(레 1장)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었다(23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을 따라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렸다. 이 일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일이다(25절). 그런데 이 세대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2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머리털을 밀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명하신다(29절). 이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충실함”[에무나]을 잃어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진 바되었기 때문이다(27-28절).




28. 도벳 골짜기(7:30-34)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역겨운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시면서 심판의 정당성을 역설하신다.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두어 더렵혔으며,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란 곳에서 아동인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고 하신다(3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도벳에 심판을 내려 “죽임/살육의 골짜기”라 불리게 할 것이다(cf. 19:3-6).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들이 끊어져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시야가 종교개혁 중에 이곳[도벳]을 더럽게 했다고 알고 있다(왕하 23:10-11). 이곳은 이방 신 몰렉을 숭배하던 곳이었다. 우리는 이곳이 아마도 요시야의 배교한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재건되어 제사가 행해졌다고 추정한다. 예레미야는 이곳을 백성의 죄와 악행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본보기로 언급한다.” (롱맨)




29. 드러난 뼈(8:1-3)

그때에 예루살렘 주민 전체(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의 뼈가 무덤에서 끌어내어져 그들이 섬기던 해와 달과 별들 아래 놓이고 묻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신이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였다(25:33).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바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한 민족”(3절)이다.




30. 완고한 내 백성(8:4-7)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돌아오지만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기만 한다.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돌아오기(회개)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뉘우치거나 되돌아보지 않고 군마가 달려들 듯이 그들의 악한 길로 달려간다. 그들은 하늘의 새들만도 못하여 자신들의 돌아올 때를 알지 못한다.




31. 종교 지도자의 거짓(8:8-12)

이 구절은 율법을 맡은 지혜 교사 혹은 “서기관”의 범죄를 기술한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보존하며 성경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해석은 거짓이었고(“서기관의 거짓 붓”),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9절). 선지자와 제사장을 포함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라고 말하며 거짓을 행했다(11절, 6:14). 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데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32. 성 안으로 모이라!(8:13-17)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과실과 곡식의 풍성함을 제거하실 것이며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14-17절은 유다 백성들의 말이다. 그들은 북방에서부터 오는 전쟁의 소리에 놀라 견고한 성읍들로 피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성 안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시어(뱀과 독사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신다. 포위된 성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14절).




33. 길르앗에 유향이 없다(8:18-9:1)

이 탄식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백성의 말이 섞여 있다. “딸 내 백성”은 먼 땅으로 끌려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8:19a)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그들이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이방 신들을 좇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8:19b).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함에 동참하며 슬퍼한다(8:21). 그들은 때가 지났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길르앗에는 약(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을 지라도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46:11). 예레미야의 머리가 샘이 되고 그의 눈이 배수구가 되어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의 백성에게 임한 대참사에는 부족하다(9:1).




34.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다(9:2-6)

・ 마소라 성경본문은 9:2을 9:1로 표시하여 9:25까지 한다.

2절에서 화자는 백성을 향해 경멸을 표현한다. 화자는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한다. 2절의 화자가 예레미야인지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지만 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한 가지 구체적인 범죄,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신다. 그들의 거짓말은 무기다(3, 8절, cf. 시 64:3-4). 그들은 이웃과 형제를 속이며 거짓말 하기를 가르치고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야다]를 싫어한다(cf. 24절, 22:16).




35.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겠느냐?(9:7-11)

“내 딸 백성”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덫을 놓는다”(8절).




36. 어찌하여?(9:12-1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당한 재난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신다(cf. 호 14:9).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이 땅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며 완악한 마음으로 조상들이 섬기던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로하여금 “독한 물”(8:14)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이다(cf. 신 28:25, 36-37, 64-68).




37. 여인들아, 통곡하라!(9:17-22)

이 구절들은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미 멸망을 결정되었고 남은 일은 통곡하는 일뿐이다.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와야 할 정도이다. 20절의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라는 표현은 탄식의 원인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사망은 자녀들과 청년들까지 멸절할 것이며 사람들의 시체는 묻히지 못하고 “분토처럼”(8:2) 널리것이다. 이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다(25:33).




38. 주만 자랑하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9:23-26)

하나님의 진멸하심 앞에 어떤 지혜나 용기나 부도 다 소용이 없다. 그것들은 죽음을 막아 줄 수 없기에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야다]을 자랑해야 한다(cf. 6절, 22:16).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멸망을 막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호 4:6). 하나님은 “사랑[헤세드]과 정의[미쉬팟]와 공의[체다카]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24절, cf. 4:2, 사 9:7, 33:5). 이를 알고 행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겔 18:21, 33:19).

할례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7:4).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백성이기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멸망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할례자와 비할례자를 구분하지 않고 다 벌하시겠다고 하신다(겔 28:10).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다(cf. 4:4).




39. 여호와의 우월하심(10:1-16)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길” 즉 “하늘의 징조”(점성술)와 사람이 만든 우상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고 꾸민 것일 뿐이며(3-4, 8-9, 14절)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일 뿐이다. 그것들은 화를 내리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5절).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방 종교와 그 신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신 주님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6-7절).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10절). 오직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11-13, 16절).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헛것이며 다 사라질 것이다(14-15절). 16절은 이 하나님을 “분깃”(애 3:24)으로 소유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지를 역설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신다!




40. 미래의 추방(10:17-22)

이 신탁은 “포위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지금 공격을 받는지 아니면 미래에 있을 공격을 환상으로 보면서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지시고 “북방” 나라에 의해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18a, 22절).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황과 동일시되어 슬픔과 고난을 겪는다(19-20절).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고 결국, 양 떼들은 흩어진다(21절).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18b절, cf. 29:11).




41. 예레미야의 기도(10:23-25)

백성의 대표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린다. 사람의 길과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한다(잠 16:9).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되 징계를 너그러이 해달라고 요청한다(24절, 시 6:1, 합 3:2).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벌하신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부으시라고 간구한다.






III. 언약 파기와 예레미야의 탄식(11:1-15:21)


42. 언약의 배신(11:1-17)

주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을 고발하라고 지시하신다. 예레미야의 기소의 중심에는 유다가 이방 신을 숭배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렸으며 이제 “언약의 저주”의 시행이 임박해 있다(3, 8절)는 고발이 있다. 이 “언약의 말”은 출애굽 상황에서 세워진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 약속이었다(4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고 오늘날 이루셨다(5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거스렸다(7-8절).

9-13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는 선조들을 따라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반역(정확하게는 “음모”)으로 규정하신다. 그들이 이렇게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을 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신다(14절, 7:16).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그들이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실망과 아픔을 표현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자”(15절, cf. 12:7, 신 33:12, 사5:1)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무성한 감람나무”(16절)라고 부르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도 악한 계략을 꾸미며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한다(15, 17절).




43.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보호하시다(11:18-12:6)

이 본문은 예레미야를 겨냥한 음모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하셨다(18-19절). 그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싫어했다(21절). 예레미야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며 보복하여 주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남은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22-23절).

12:1-4.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음모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평안합니까?”(cf. 시 73, 전 7:15-18, 8:10-12). 예레미야는 그들을 고발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입으로만 주께 가까울 뿐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다고 한다(2절).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일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한다(4절, 시 10:11, 94:7).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니(3a절), 그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한다. 11:19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도살 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같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해하려하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며 그들을 끌어내시어 죽여달라고 한다(3b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다. 그분은 예레미야의 불평에 대해 꾸짖으시는 것 같다. “이정도 가지고 힘들어해서 어떻하느냐!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형제와 친척들이 좋은 말 설득하는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들로부터 불신과 미친 사람취급을 받으셨다(막 3:21). 이제 예레미야는 더 큰 핍박(왕과 관원들의 박해)를 준비해야 한다.




44.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다(12:7-13)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들은 사나운 사자같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매처럼 타인을 사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게 하실 것이며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실 것이다(9절). 적군의 지도자들(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포도원)을 짓밟을 것이며 황폐하게 할 것이다(10절). “파괴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칼”이 되어 모두를 살육할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땅은 어떤 열매도 내지 않을 것이다(12-13절).




45. 열방을 뽑고 다시 세우다(12:14-17)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이어지는 구원의 소망을 전해 준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유린한 열방들을 뽑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그들 가운데서 뽑아(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들을 뽑아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그들을 각자의 기업/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15절). 그때에 그들(열방)이 이스라엘의 길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기도하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뽑혀 버릴 것이다.




46. 썩은 베 허리띠(13:1-11)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상징 행동’(symbolic actions)을 기록한다. 다른 ‘상징 행동들’은 다음 구절들에 나타난다. 16:1-9, 18:1-11, 19:1-15, 25:15-29, 27-28장, 32:1-15, 43:8-13, 51:59-64.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베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신다. “띠”는 아마도 허리에 걸치는 일종의 속옷일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허리에 두른 후 빨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 띠를 유브라데[페트라]의 어느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다. 여러날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감추었던 띠를 가져왔는데 그 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7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적 행동(썩게 된 띠)의 의미를 풀어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유다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실 것이다(9-10절). 띠가 사람에게 속함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를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지만 그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47. 포도주 가죽부대(13:12-14)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부대(항아리)가 포도주로 차리라”고 선포하게 하신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연상케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사람들은 그같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1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의미를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로 풀어가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과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에 잔뜩 취해 서로 충돌하며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악용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잘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도 않으실 것이다.




48. 빛이 어둠으로 바뀌다(13:15-17)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짙은 어둠과 흑암이 이르기 전에, cf. 암 5:18-2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친다(16절).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49. 왕과 왕후가 내려앉다(13:18-20)

여기서는 “왕과 왕후”를 향한 경고(“스스로 낮추라”)가 주어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 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이 주어진다(19-20절). “왕과 왕후”는 여호야긴(여고니야) 왕과 그의 모친인 느후스다를 가리킬 것이다(왕하 24:8-17, 렘 22:26, 29:2)




50. 하나님의 부정한 백성(13:21-27)

21절은 유다가 동맹군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결국, 유다를 장악할 때 어떠하겠냐는 질문을 던진다. 그때에 유다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악때문이다(22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으며(25절), 온갖 영적 간음(우상숭배)과 가증함으로 부정하게 되었다(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신다. 검은 피부가 “구스인”에게, 반점이 “표범”에게 자연스럽듯이, 죄는 그들의 천성이다(23절). 그러므로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22, 26절). 이는 일종의 성폭행에 비유된 징벌이다. 24절의 “검불”의 비유는 그들이 이방 나라로 추방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51. 가뭄(14:1-10)

가뭄에 대한 신탁은 유다에 임한 큰 슬픔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2절). 땅에는 비가 그치고 부자들조차도 물을 구해보지만 얻지 못한다. 들짐승들은 풀이 없어 고생한다(5-6절). 신탁이 끝난 뒤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한다. 죄를 고백하며 긍휼 베푸시기를 구한다. “이스라엘의 소망”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간구한다(7-8절). “어찌하여 구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임을 고백하며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방황하기”를 사랑하여 그 길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cf. 신 28:22-24, 레 26:18-20).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이다.




52. 거짓 선지자(14:11-16)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의 복[토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cf. 7:16 11:4-17).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며 제사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징벌(“칼, 기근, 전염병” cf. 신 32:24-27)은 이미 정해졌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변호한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며 기근이 없고 확실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1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며 “거짓 계시와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신다(15절).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23장과 27-29장에서 비중있게 다뤄진다.




53. 여호와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레미야가 불평하다(14:17-22)

17절의 “너”는 분명 예레미야일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눈물”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처녀 딸 내 백성”의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슬퍼하신다. 유다 온 땅에 “기근”으로 말미암은 멸망이 가득했다. 하나님과 특별히 가깝다고 여겨졌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추방당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과 하나님의 “눈물”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항변한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cf. 레 26:30)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19절) 예레미야는 백성의 마음을 대변하여 말한다. 평강과 “치료”를 바라나 두려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약속은 33:6에서 발견하게 된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11절) 그는 여전히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 그는 백성을 대표하여 죄를 고백하며(20절) 하나님의 이름과 보좌 그리고 그분의 “언약”에 호소한다(21절). 22절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거짓 신들을 거부한다.




54. 모세나 사무엘, 예레미야도 소용없다!(15:1-4)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신다.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 낼 것이다”(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확실하게 처단하실 것을 확정하셨다(3절).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의 행위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을 흩으실 것이다(4절, cf. 왕하 21:11-16, 23:26-27).




55.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예레미야의(15:1)

탄식(15:5-10)

이 신탁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버려짐에 대한 수사적 질문으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버리셨고 멸하셨다고 말씀하신다(6-8절). 그 멸망의 끔찍함과 충격적인 모습이 묘사된다(8-9절). 하나님은 심지어 과부도 보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많게 하실 것이다.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진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며 현재 하나님의 복이 저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10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이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을 싫어하며 자신과 다툰다고 한탄한다(cf. 합 1:3).




56. 주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다(15:11-14)

예레미야의 한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예레미야를 “구출하실 것이다”(11a절). 또한,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환난 때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게 하실 것이다(11b절). 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 예표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2절에서 “북방의 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을 가리킬 것이다. 롱맨과 Fretheim은 “놋”은 예레미야를 가리킨다고 본다(cf. 20절).

13절의 “네”는 문맥상 예레미야를 가리킨다. 예레미야의 죄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받으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어색한 듯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언급되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재난에 자신을 동참시켰으며(10:19-20)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기도를 하였었다(14:20-21). 이제 그는 백성의 죄를 “짊어진 자”로서 버림받는다.




57. 예레미야의 불평과 하나님의 대답(15:15-21)

예레미야가 10절에서 자신의 사역의 어려움을 한탄했다면 여기서는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보호와 보상을 요구한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15절) 이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마음으로 받아 먹었으며 악한 자와 자를 함께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16-18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기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응답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네가 헛된 것을 버린다면 너는 나의 입(대언자)이 될 것이다”(19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셔서 원수들이 칠지라도 그들로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러한 약속은 예레미야 개인에게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IV. 심판의 표징과 예언자의 고난(16:1-20:18)


58. 결혼도, 애곡도, 잔치도 하지 말라(16:1-13)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상징 행동’(symbolic actions)을 명령하신다. ①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2절). 이것은 이 땅에 곧 전쟁의 재난이 닥칠 것(3-4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다. ②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과 “헤세드” 그리고 “사랑/연민”을 제거하셨다. 어떤 면에서 이 명령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 준다(6-7절). 예레미야는 아예 백성을 위한 마음조차 품어서는 안 된다. ③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지 마라(8절). 사람들은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을 것이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뻐하는 소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9절)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백성들이 “왜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가?”(10절)라고 묻는다면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어야 한다. 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율법을 어겼다(11절). ② 지금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고 각기 완악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며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13절).




59. 두 배의 심판 이후 새로운 출애굽(16:14-21)

16-18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유다의 멸명과 추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더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14절),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15절, 23:7-8, cf. 사 43:14-20).

19-20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화답이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고백한다. 그리고 “나라들이 땅 끝에서 주님께” 나아오는 날을 바라본다. 그때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물려준 것(우상)은 허망하고 거짓되며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이다(21절). “내 손과 능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의미한다(cf. 21:5 “든 손과 강한 팔”).




60. 지울 수 없는 죄(17:1-4)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유다인들의 마음에 금강석 촉으로 새겨졌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죄가 지워질 수 없음을 뜻하며 하나님의 분노 영원할 수밖에 없음(4b절)을 상기시킨다. 그들의 죄는 무엇보다 우상들을 숭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높은 언덕과 산들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에게 준 기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4a절).




61. 지혜 말씀(17:5-11)

이 본문은 예언 신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말씀 모음이다. ①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5-6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7-8절). ②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9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살피시며 시험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10절). ③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결국, 그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11절).




62. 선지자의 또 다른 탄식(17:12-18)

본문은 예레미야의 화답 기도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cf. 14:21) “우리의 성소” “이스라엘의 소망”(14:8)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자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고백한다(13절).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함(“목자의 직분”-16절)으로인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으며(15, 18절) 그 고난 가운데 구원받기를(14, 17절),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멸망하게 되기를 간구한다(18절, cf. 18:21-23). 롱맨은 Lundbom의 제안에 따라 18절을 “나는 주님을 따라 목자가 되겠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한다.




63. 안식일을 지키라(17:19-27)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락 걸리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21-22절)고 외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일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다윗계열의 왕이 지속되며 이 성이 “영원히” 있게 되리라고 약속하신다(25절). 그리고 성전 예배도 계속 될 것이다(26절).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써 예루살렘 궁전(지도자들)까지 불에 삼키게 하시겠다고 하신다(27절).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식으로 여겨졌다(출 31:13, 17).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는 구약성경 시기에 율법의 정점이었다... 안식일을 경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었다”(롱맨). 어쩌면 이 세대에 안식일 준수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을 만큼 잊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금이라도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그들이 원하는 “평화”와 안정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으며(23절) 결국, 영원한 멸망을 자초한다.




64. 예레미야의 첫 번째 토기장이 방문(18:1-23)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들려 주시겠다고 하신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토기장이의 행동을 관찰한다. 토기장이는 녹로(물레)로 작업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들다가 토기장이의 뜻대로 되지 않자(“파괴되다”) 그는 다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4절). 이는 아주 평범한 토기장이들의 일하는 방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내 손에 있다”(6절).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라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고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7-8절). 그 반대로 어느 나라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9-10절). 하나님께서 뜻하신바를 돌이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 방식(“드러난 뜻”)을 바꾸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멸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나라들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는”(7절)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목소리”(10절)를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나라들의 흥망을 정하는 사명을 받았다(1:10).

11-12절은 앞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특별히 유다에게 적용하여 회개로 부르신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11절, 7:3, 5).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거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한다(12절). “그러므로”(13절)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허무한 것”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며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15-16절). 그들을 흩어 버리시며 재난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같이(7:24),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돌릴 것이다(17절).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짠다(18, 20절). 그들은 거짓 말로써 그를 모함하고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를 결심한다. 이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진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소서. 저는 그들을 위해 ‘좋은[토브] 말’을 하였지만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합니다”(19-20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복수해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집안을 다 멸해달라고 저주하며 기도한다(21-23절, cf. 17:18).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괴로울 때는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65. 옹기: 도벳에 대한 심판(19:1-20:6)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로부터 옹기(병)를 사서 제사장과 장로들을 데리고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보라, 내가 이곳(도벳/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재앙을 내려 이곳을 ‘죽임/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인신제사를 지내며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19:3-6, cf. 7:31-32, 32:35).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서 대적 앞에서 죽게하고 이 성읍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그들의 자녀와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19:7-9, cf. 왕하 6:24-3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며 제사장과 장로들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하신다(19:10-11).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도 도벳에 행한 것과 같이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신다(19:12).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왕들의 집들이 하늘의 만상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19:13).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돌아와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19:14-15)

20:1-6.

그때에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를 때리고 그를 묶어 가둔다. 제사장 바스훌(대상 9:12)은 21:1의 바스훌과 동일인이 아니다. 다음날 풀려나는 예레미야는 바스훌의 이름을 “마골밋사빔(‘사방의 공포’)”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 바스훌은 자신의 모든 친구들이 칼에 쓰러지고 온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4절).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바스훌 자신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도 포로가 되어 옮겨질 것이며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6a절). 6b절은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되게 “거짓 예언”했음을 암시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평화를 믿은 모든 자는 재앙을 볼 것임을 선언하신다.




66. 예레미야의 탄식(20:7-18)

예레미야는 바스훌에게 당한 박해와 많은 사람의 조롱으로 인하여 심하게 상심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속이셨고”(한글개역개정: 권유) 그래서 자신이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멸망 예언)을 외쳤다고 말한다(7절, cf. 롱맨은 “유혹하다”와 “강하다”는 단어가 함께 쓰임으로 성폭력을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모욕과 비방이었다(8, 10절).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했지만(cf. 15:20) 그는 맞고 감금까지 당했기에 더욱 마음이 상하였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혼란스럽다. 이는 “방향감각을 상실한(disorientation)” 탄식시다(cf. 예레미야의 다른 탄식은 11:18-12:6, 15:10-11, 15-21, 17:14-18, 18:19-23에서 볼 수 있다). 14절이후 18절까지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만(cf. 욥 3장, 전 5:3-5), 9-13절에서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 9절은 가장 유명한 진술 중의 하나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고민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인격(“마음”과 “골수”) 안에 있는 “불”과 같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친한 친구들의 고소와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용사”와같이 박해하는 자들을 치시며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11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인을 시험하사 그 ‘마음과 생각’을 살펴 보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한다(12-13절, cf. 11:20).






V. 왕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21:1-24:10)


67.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요청을 거절하시다(21:1-14)

이번 신탁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이다. 시드기야는 두 사람(바스훌과 스바냐)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싼 상황임(4절)을 고려할 때 이는 BC 588-586년의 일일 것이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치시리라는 것이었다(5-6절). 이미 때는 늦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7, 9절, cf. 신 32:24-27)에 살아 남은 자들도 결국에는 원수의 손에 넘겨져 “가차 없이” 그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7절). “긍휼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약 2:13).

하나님께서는 “긍휼없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신 30:5)이 그들 앞에 놓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그 목숨만은 건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성”이 되어(10절), 그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살 길이 되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신명기(30:5, 32:24-27)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재앙이 언약 파괴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임을 확증해 준다.

11-14절은 “유다 왕실”에 대한 심판 선언이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위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골짜기 바위 평원의 주민”(예루살렘 주민)은 거짓 예언에 속아 “누가 우리의 성을 정복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적한다”(13절, cf. 5절, 50:31, 51:25, 나 2:13, 3:5)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에 타서 폐허가 된다(cf. 10, 12, 14절).




68. 유다 왕들에 관한 신탁(22:1-23:8)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왕궁에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지만(22:3-4), 만일 듣지 않으면 ‘유다 왕의 백향목 궁’을 반드시 황폐하게 하시리라(22:5-7)”고 선포한다. 여러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에 대해 물을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22:8-9).

22:10-12.

백성은 “죽은 자”(요시아)가 아니라 “잡혀간 자”(살룸=여호아하스)를 위해 울라는 명령을 받는다(10절). 살룸은 악한 왕이었으며(왕하 23:32)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

22:13-23.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다. 애굽 왕 느고는 살룸이 그의 아버지(요시아)처럼 친바벨론파였기에 제거하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힌다(BC 609년경). 그러나 여호야김은 왕궁 확장 건설을 위해 동족을 불법적으로 강제 노역시켰으며(13-14절), 그의 마음은 탐욕과 포악으로 가득했다(17절).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의 본을 보였지만(15-16절) 그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여호야김은 끌어내어 지고 던짐을 당할 것이며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죽음을 애곡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18-19절, cf. 대하 36:6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한다). 20-23절은 예레미야가 왕을 설득하여 그를 구출하려 했음을 상기시킨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레바논 숲 궁”에 살며(23절) “평안할 때”에 외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21절). 그는 결국,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22절).

22:24-30.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니야가 하나님의 오른 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빼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야긴은 왕이 된지 3개월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왕하 24:12, 15, cf. 이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 간다-겔 1:2).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에 비교되며, 자녀 없이(cf. 대하 3:17) 평생 형통하지 못한 자라고 기록된다(29-30절).

23:1-8.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들과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 떼를 돌보지 않으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신다. 그 후에 소망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양 떼”를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우실 것이라 하신다(3-4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5절, 33:15 “공의의 가지”, cf. 사 4:2, 슥 3:8)를 일으킬 것이다. 그 왕은 지혜로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히, 시드기야)라 불릴 것이다(33:16). 역사 속의 “시드기야”는 의로운 왕이 아니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본다. 끝으로 예레미야는 제2의 출애굽(포로귀환)을 거론하며 남은 자의 구원을 예언한다(7-8절, 16:14-15, cf. 사 43:14-20).




69. 거짓말하는 선지자(23:9-40)

9-15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심판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며 심히 떨린다. 그런데 유다 땅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다(10절). “간음하는 자들”은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가리킨다(14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마저도 악을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저주하신다(11-12절).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더욱 도왔다(13-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15절, 9:15).

16-22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백성에게 경고한다.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한다(16, 21절).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한다(17절).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cf. 왕상 22:19-23, 욥 1-2장, 15:8, 시 82편, 사 6:1-3)에 참여하여 본 적도 없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18-20절).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백성들을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22절).

23-24절에서 제기하는 수사적 질문들의 의미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5-32절. 다시 한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온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말함으로,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26-27절). 어떤 이는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다. 이 둘은 같을 수 없다(28절).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으며 바위를 부스는 “방망이” 같다(29절). 하나님께서는 이 “방망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하는 자들, 거짓 꿈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30-32절).

33-40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마싸] 신탁, 특별히 심판 예언)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라고만 말하라고 하신다(33절, cf. 39-40절). 누구라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신탁이다”라고 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34, 3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신탁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중벌/짐”[마싸]를 내리실 것이다(36절). [마싸]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여기서는 언어의 유희로 사용된다. WBC와 ESV는 33절에서 질문을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인가?”로, 답변은 “너희들이 짐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로 번역한다.




70.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24:1-10)

이 신탁은 여고냐를 비롯한 유다 고관들과 건축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BC 597년경)에 받은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하나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후 “내가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보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심고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6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지를 알려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다(7절 cf. 32:41).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21:7)와 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셔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8-10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앞선 그룹이 특별히 “좋은 무화과”같이 여겨지는 이유(예를 들면 자발적 회개)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베푸심(7절)을 인정하게 된다.






VI. 바벨론 포로와 칠십 년 심판(25:1-29:32)


71. 칠십 년의 징벌(25:1-14)

이 신탁은 여호야김 4년(BC 605년) 곧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다(cf. 단 1:1 다른 연대계산 법을 사용했다). 25장의 내용은 이전까지 나온 내용의 총괄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이 23년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3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의 말, 즉 회개하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4-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와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시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 기뻐하는 소리를 끊으실 것이다(8-10절). 그리고 이 민족들/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11절, cf. 70년 기간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대해서는 롱맨의 주석을 참고 할 것).

“70년”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때는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징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12절).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기록한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응하게 하실 것이다(13절). BC 539년,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샤루스(벨사살-단 5장)이 이끌던 바벨론은 페르시아(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패하게 된다.




72. 하나님의 진노의 잔(25:15-38)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시고(15절), 예레미야는 명령대로 한다(17절). 그러나 이는 예레미야가 실제로 각 나라를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 은유의 표현일 뿐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19-25절의 순서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며 마지막에는 “세삭”(바벨론) 왕이 마신다(26절).

27-29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의식에 수반된 하나님의 심판 설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받아 마시고 취하여 칼에 엎드러지라고 명령하신다. 29절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세상의 어떤 나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외칠 말씀을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민을 짓밟으시며 ‘포도 밟는 자같이’ 즐거운 소리를 외치실 것이다”(30절). “포도를 밟는” 이미지는 흐르는 붉은 피를 연상케 한다.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19:15)에도 인용되는데 “온 인류”(31절)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보여 준다. 32-33절은 전 세계적이고 급작스러운 대재앙(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묘사하는데, 그날에 시신은 너무 많아서 시신을 거두어 줄 사람도 그들을 위하여 애곡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25장을 마무리하는 심판의 시(33-38절)는 “목자” 은유에 집중한다. 목자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자”로 비유된다. 하나님께서 굴에서 나오셔서 목자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게되고 결국, 도륙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38절).




73. 두 번째 성전 설교(26:1-24)

이 신탁은 여호야김(BC 609-597년)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다(2절).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3절, cf. 15, 19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4-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cf. 7:14-15). 이는 7장에 이은 두 번째 성전 설교이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그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다(7-9절). 예레미야는 19:14-15에서도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성에 임할 재앙을 선언하다가 성전의 총감독(바스훌)에게 맞고 감금 당하는 일이 있었다(20:1-2). 이제 왕궁에서 고관들이 재판을 위해 왔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사형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10-11절).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회개를 선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만일 그들이 자신을 죽이면 그 모든 책임이 그 자리에 있는 자들과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다(12-15절). 이에 고관들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16절). 장로 중에 몇은 히스기야 시대(BC 715-687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며 그가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cf. 미 3:12) 히스기아와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을 하며(18-19절), 예레미야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예레미야는 아히감(왕하 22:3-22)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24절).

그러나 20-23절은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다른 한 선지자(우리야)가 여호야김 손에 끝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 준다.




74. 예레미야 대 거짓 선지자 하나냐(26:1)

27장과 28장은 시드기야 4년(BC 593년경)을 배경으로 한다(cf. 대다수의 마소라 사본과 한글개역개정은 27:1에서 “여호야김”으로 표기하지만 소수의 히브리어 사본과 실제 본문 내용-은 “시드기야”를 가리킨다).

27:2-1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열방(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열방의 왕들에게 전달하게 하신다. 그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땅을 주시고 모든 짐승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한 기한까지” 그를 섬기게 하셨다(6-7절). 만약 어느 나라든 그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고(8절), 반대로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11절). 각자 나라의 선지자나 술사들이 거짓 예언을 하여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되리라고 하여도 듣지 말라(9-10절).

27:12-22.

그 뒤 예레미야는 위의 메시지를 시드기야에게 전달한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것이 살길이다.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14-15절). 예레미야는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똑같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구들(왕하 24:13)을 이제 속히 돌려 오리라”고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다(16-17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서(15절)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말함으로, 유다에 필요한 진정한 회개의 모든 가능성을 가로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cf. 52장)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두실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2절, cf. 스 1:9-11).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한다.

28:1-4.

“같은 해”(ESV)에 “기브온” 출신의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27:4),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반대되는 예언을 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으며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돌려 보내실 것이다(2-3절). 또한, 포로로 잡혀간 여고니야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4절).

28:5-9.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에 “아멘(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6절)라고 응답한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에 회의적이다. 예레미야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만(30-33장), 그것은 심판과 회개에 뒤따르는 것이다. 하나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장차 이루어질 회복을 말한다는 점에서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2년 안에 전쟁 없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 “평화를 예언하는”(9절) 그의 예언은 2년이 지나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될 것이다.

28:10-17.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나라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처럼 꺾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냐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너가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1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들짐승까지도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으며, 여호와께 “반역의 말”을 했으므로 “금년”에 죽을 것이다(15-16절). 하나냐는 실제로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17절). 그는 자신이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 사람들의 손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cf. 신 18:20).




75. 바벨론에 보낸 편지와 답장(29:1)

1-9절:

예레미야는 BC 597년에 여고니야(여호야긴)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5절). 그들은 해방되어 빠른 시일 안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보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기를 노력해야 한다(6절). 또한, 자신들의 평화[샬롬]를 위해서 바벨론 성읍의 평화를 추구하며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7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이 길어질 것에 대해 준비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냐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8-9절).

10-14절: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찰 때에야 비로소 그들을 돌아보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0절, 25:11-12).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일을 주도하신 것처럼(4절) 그 포로생활이 끝날 것도 주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포로귀환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고(11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12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화[샬롬]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찾아야 할 것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13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4절).

15-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듣는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을 것을 예상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15절). 분명 그 선지자는 하나냐와같이 빨리 해방되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심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현재 남아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도 다 포로로 끌려가며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6-18절).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19절).

20-23절:

여기서는 다른 곳에 언급되지 않은 두 명의 거짓 선지자 이름이 나온다(아합, 시드기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간음까지 하는 자들이었다(21, 23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실 것이며 백성들 앞에 저죽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22절).

24-32절:

이 단락은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해 부정적인 회신을 보내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특별히 성전 감독을 맡고 있는 “스바냐”(21:1, 52:24, 왕하 25:18)를 질책하며 “어찌하여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고 한다(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스마야를 저주하시며(32절),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음을 모든 포로에게 알리라고 하신다(31절).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음 30-33장은 그 “복된 일”을 기록한다.






VII.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30:1-33:26)


76. 위로의 책(31:1)

30:1-3.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30:4-11.

두 번째 신탁은 처음에는 탄식과 심판을 말하지만 다시 소망으로 바뀐다. “환난의 때”(7절)에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겁에 질릴 것이다(6절). 그날은 공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멍에를 꺾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구하여 내실 것이다. 그들은 더이상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8-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10a절).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1절, cf. 31:18).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고귀환 이후에도 다윗계열 왕이 다스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왕정 신탁은 메시아적 의미로 발전된다.

30:12-17.

11절에서 “징계한다/훈육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14절에서도 “징계/훈계”를 내렸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14, 15절) 크게 치셨다. 그들의 상처는 고칠 수 없을 정도고 그 상처를 위한 약도 없다(12-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내실 때에는 그들을 대적하고 노략했던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 주시고(16절)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17절).

30:18-22.

이 신탁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루살렘 성과 “보루”(궁궐/성채)가 재건되게 하실 것이다(18절).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번성하게 하여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압박하던 사람들을 다 벌하사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19-20절). 하나님께서는 영도자(귀족)와 통치자를 세우시고(cf. 9절)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21절).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22절, cf. 호 2:23)는 확증이다.

30:23-24.

짧은 두 절은 다가오는 주님의 폭풍을 언급하는 심판 신탁이다(cf. 23:19-20).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과 회오리는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바”를 온전히 이룰 것이다.

31:1-6.

이 구원 신탁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문구, “그때에”로 시작한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가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30:22). 이 말씀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며(5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실 것을 나타낸다. 이어지는 2-3절에 언급된 “광에서의 은혜”와 “사랑하기에 인자함[헤세드]으로 이끌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생활의 인도함을 받던 때를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할 것이며(4절) 시온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다(6절).

31:7-9.

이 신탁은 포로귀환을 기뻐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한다. 백성들은 찬양과 함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땅”과 “땅 끝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백성, 연약한 자들까지 다 오게 하실 것이다(8절). 그들은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9절).

31:10-14.

이 신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에게 자기 백성을 위한 선한 뜻을 알리신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약하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귀환과 회복을 온 열방에 알리신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제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10절, 46:27-28에 거의 동일한 표현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로부터 속량하심(11절)으로써 그 나라의 신들보다 강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신 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13절) 모든 “좋은 것”(복)으로써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14절).

31:15-22.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라헬”이 그 자식을 잃으므로 애곡한다(15절, cf. 마 2:18).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위치한 지역으로 바벨론에 의한 큰 추방이 있었던 곳이다. 베냐민과 함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바벨론에 추방 당한 ‘라헬의 자녀들’의 지파였다. 그러므로 이 애통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추방에 대한 고통을 상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귀환을 선언하시며 “울음 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하신다(16-17절).

18-20절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렸던(31:9)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으로 돌이키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는 뉘우치는 가운데 징계를 받으며(30:11)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켜주시기를 구한다(18-19절, 애 5:2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책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마음 깊이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신다(20절).

이제 다시 모든 이스라엘 민족(“반역한 딸”)을 향해 방황을 멈추고 이정표를 세워 돌아오라고 하신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자(이스라엘)가 남자(강한 자/열방)를 에워싸게/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창조하셨다(cf. 22절 후반부의 해석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이 대적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고, 롱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음으로써 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WBC는 출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자식 잃은 자[15절]가 “남아”[욥 3:3]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31:23-26.

이 구원 신탁은 예레미야가 꿈을 통해 받은 것 같다(26절).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참된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의로운 처소”는 50:7절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 특히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다. 혹은 24절의 목자의 언급을 생각할 때 원의미인 “목초지”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목초지”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때에는 천시받던 농부와 목자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24-25절). 26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경험한 것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31:27-30.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을 “뽑고 멸망시키기 위해” 일어나셨던 것처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고 세우기 위해” 일어나실 것이다(28절, cf. 1:10).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아버지/조상들의 죄까지 다 벌하셨지만, 이제 새 시대가 되면 오직 죄지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실 것이다(29-30절, cf 겔 18:2-4).

31:31-34.

새 언약. 이 구원 신탁은 “위로의 책”의 중심이다.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깨뜨렸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때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다면 이 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새길 것이다(33절). 그때는 그들이 남편되어주신(다스리시는, 32절) 주님을 “알지 못해” 그분의 법을 수 없이 깨뜨리며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34b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34a절, cf. 32:39-40, 24: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속하시고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31:35-37.

이 신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겠다는 언약(33절)을, 자연의 변치 않는 이치(35절)와 창조된 자연의 불가해성(37절)을 근거로, 반드시 이루시며 지속하실 것임을 선언하신다(cf. 33:20-22, 25).

31:38-40.

이 신탁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에 집중된다. 여기에 나타난 지명은 파괴 이전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하며 보여 준다(cf. 39절의 “가렙과 고아”는 알려지지 않는 지명이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40절).

32:1-15.

이 내러티브는 시드기야 14년 곧 느부갓네살 18년, 예루살렘 함락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다. 52:4-5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9년 열 번째 달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 하고 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대치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와 시드기야의 포로될 것을 예언했기에(3-5절),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cf. 37장).

예레미야는 충분히 스파이로 오해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말씀하고 계심을 “땅 사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 알린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촌 하나멜을 맞이하고 “기업 무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고향 아나돗의 땅을 산다(7-8절). 정확한 법 절차를 따라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은 17세겔을 지불한다(9-10절).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그 증서를 공개적으로 “바룩”(36장)에게 맡기며 말하길, “너는 이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셨다”고 한다(12-15절). 이러한 행동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이 땅(예루살렘)이 빼앗길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회복하여 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강하게 확신함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32:16-25.

땅을 매입한 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의 기도는 “슬픔”의 외침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다.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크신 능력으로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며 각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18-19절). 이어서 그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합당한 보응에 대해 이야기한다(20-23절). 예레미야는 오늘날의 현실태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실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다. 만군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21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기 힘들어 한다(25절).

32:26-44.

이 단락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27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바벨론의 공격을 막고 물리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천명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모두가(32절) “예로부터”(30절) 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31절) 우상숭배와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의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에(30, 31, 3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영원한 언약(4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38절, 24:7, 30:22, 31:1, 33)는 언약의 선언을 하신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통해 그 모든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37절)를 가라앉히실 것이며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 될 수 없다. 그들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겔 11:19)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39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31:32)이며 “영원한 언약”(50:5, 사 55:3, 61:8, 겔 16:60, 37:26)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40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혹은 좋게 여길 것이다, 41절).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같이 이제는 모든 복(좋은 것)을 내리실 것이다(42절).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 땅에서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43-44절).

33:1-13.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다. 현재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4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신다.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형성하고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분”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부르라/요청하라”[카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높고 접근하기 어려운/견고한”(cf. 이 어구는 성벽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수 14:12)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3절).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은 새롭게 될 성읍이다(6-9절).

하나님께서는 앞의 신탁과 마찬가지로(32:28-35) 이스라엘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적에게 넘기실 것을 말씀하신다(4-5절). “그러나”(6절) 하나님은 이 성읍을 치료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세우실 것이다(7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케 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8절) 이러므로 이 성읍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베푸신 “모든 복[토브]과 평안[샬롬]”으로인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9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모든 저주를 역전시키실 것이다(10-13절). 무엇보다 성전에는 “감사제”가 재개될 것이다(11절).

33:14-22.

한 공의의 가지.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의 가지”(15절, 23:5 “한 의로운 가지”, cf. 사 4:2, 슥 3:8, 6:12)가 나게 하실 것이며 그는 이 땅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신탁은 다윗계열 왕(17절)과 레위계열 제사장(18절)의 회복을 내다본다. 미래에 유다와 예루살렘도 회복되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리 것이다(16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이 “선한 말”(14절)의 성취의 확실함을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20절, 노아 언약-창9장)에 확실함에 견주어 확증하신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결코 성취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절의 표현은 “아브라함 언약”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킨다.

33:23-26.

위로의 책은 심판한 백성을 회복하시겠다(26b절)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24절의 “이 백성”은 “내 백성”을 멸시하는 주변 나라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야와 맺은 언약”(20, 25절)과 “천지의 법칙”(cf. 31:35-37)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하실 것임을 확언하신다.






VIII. 예루살렘 멸망 전 마지막 경고들(34:1-39:18)


77. 시드기야: 사로잡하지만 평화로운 죽음(34:1-7)

이 신탁이 있던 때는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공격이 계속되었던 시드기야 통치 9년에서 11년 사이의 어느 때이다(cf. 1, 7절, 39, 52장, 왕하 25장).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 갈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칼에 죽지 않고 바벨론을 끌려 가되 거기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5a절). 그의 죽음을 애통해 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멸망에 대한 많은 예언 속에서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애곡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묘사에 비하면(cf. 22:18, 25:33) 시드기야의 죽음은 그나마 “평안한” 죽음인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5b절) 베풀어지는 은혜이다.




78. 경건한 결정의 철회(34:8-22)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시드기야 때에 왕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18절)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출 21:1-11, 레 25:39-46, 신 15:12-18) 히브리인 종을 해방해주었다. 이들은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양을 보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곧 뜻을 돌이켜 자유를 주었던 종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돌이켰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21절을 근거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도에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하면서(37:5) 예루살렘 주민들이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다시 경제적 이유를 들어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안식년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13-14절)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을 지적하신다(15-1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말씀하신다(17절). 그리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며” 언약을 맺었던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을 원수(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18-21절).




79. 레갑 사람들의 순종(35:1)

35장과 36장의 배경은 여호야김 통치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의 본을 내세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을 책망하신다(13-16절). 레갑 사람들은 원래 겐 족속(창 15:19, 대상 2:55)으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가나안에 정착했다. 그들은 바벨론의 공격(BC 605년 혹은 597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11절). 그들은 예레미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상(“레갑의 아들 요나답” 왕하 10:15)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지켜 온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나답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한다(10절).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요나답)의 말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다(15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를 역설하신다(17절). 한편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신다(18-19절).




80.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두루마리를 불사르다(36:1)

여호야김 4년(아마도 바벨론의 예루살렘 일차 공격이 있은 다음 해, BC 604년 경)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필경사 바룩을 통해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4절, cf. 기록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이다-9절).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니(cf. 26장) 바룩에게 지시하여,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말한다(6절).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재난”의 선포를 듣고 돌아와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었다(3절). 예레미야도 같은 목적으로 바룩에게 지시하여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낭독하게 했던 것이다(7절).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

여호야김은 5년에 모든 유다 성읍들에 “금식”을 선포했고(9절), 바룩은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한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서 일까) 성전 건물에 있는 “그마랴의 방”에서 전한다(10절). 이 때, 이 말을 들은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는 들은 말씀은 왕궁의 고관들에게 전한다(11-13절). 그 고관들은 관심을 보이며 바룩을 불러와 직접 두루마리의 글을 낭독하게 한다(14-15절). 그들은 듣고 “두려워하며”(16절)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하기로 계획한다(16절).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24절). 그는 고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모두 불에 태워 버린다(23, 25절). 아마 이는 그 신탁이 선언한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거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그는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숨기셨다(26절). 완고한 왕의 태도는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다. 회개의 기회를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다(28절).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 다시 모든 말을 기록한다(32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다(30-31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신적인 “저주의 부적”이 아니다. 그것을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혀 가게 된다(대하 36:6, 10, cf. 왕하 24:6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논란이 된다).




81.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투옥된 예레미야(37:1)

다시 배경은 시드기야 통치 때로 넘어간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고, 그 아들 고니야(여호야긴)는 왕이 된지 3개월만에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으로 임명됐다(1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반역했다(cf. 왕하 24:18-25:26).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사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애굽(44:30)의 공격 소문을 듣고 물러나 있을 때였다(5절). 시드기야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3절, cf. 여후갈-38:1, 스바냐-29:25).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 이 성을 정복할 것이니(8, 10절) 바벨론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만에 빠지지 말라(9절)는 것이었다. 그 후도 시드기야는 고관들에 의해 잡혀 있던(15절, cf. 예레미야는 고향 땅-북쪽으로 가는 도중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잡히게 된다. 12-14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다른 말씀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고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만 더해 진다(17절).

18-20절의 왕에게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 준다. 그는 죽을까 두려워, 고관들에 의해 잡혀 있었던 “요나단의 집”(지하감옥-16절)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왕에게 애원한다(20절). 그나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어 그를 “시위대 뜰”에 두고 먹을 것을 주게 한다(21절, cf.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사촌을 만나 고향에 있는 땅을 사게 된다-32장).

38:1-13.

여기에 나오는 투옥 기사가 37장과 연결되는지 혹은 별도의 사건인지는 논란이 있다. 1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친애굽 인사들이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버티면 죽고 항복하면 산다” 2절)을 듣고 그가 바벨론의 첩자가 되어 유다 군사와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평가한다(4절).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손에 예레미야의 처우를 맡겼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물웅덩이)에 잡아 넣는다(5-6절).

한편 “에벳멜렉”이라는 구스인인 왕궁 내시(고관)은 재판석(“베냐민의 문”)에 앉은 왕에게 예레미야를 변호하며 그를 구해줄 것을 호소한다(9절).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왕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게 한다(10-13절).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해준 에벳멜렉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39:15-18).

38:14-28.

본문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또 한 번의 사적인 만남을 기록한다. 시드기야는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한에서 “순종”하고자 한다. 예레미야는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16절)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바벨론이 정복할 것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만일 왕이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왕과 왕의 가족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17-18절, 23절). 시드기야는 도리어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19절),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한다(20절).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한편 그는 예레미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자신과 나눈 이야기를 비밀에 부치라고 말한다(24절).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이 추궁할 때를 대비하여 할 말을 가르쳐 준다(26절).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28절).




82. 시드기야, 예레미야, 에벳멜렉의 운명(39:1-40:6)

이 단락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세 사람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다(cf. 칠십인역에는 39:4-13이 없다). 52장은 예루살렘의 패망 기사를 좀 더 길게 보여 준다.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BC 588년 1월)에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 1년 반만에(11년 넷째 달, BC 586년 7월) 함락되고, 바벨론의 고관들은 “중문”에 앉아 정권을 장악했다(39:3). 오랫동안 경고해 온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는 성이 함락될 때에 비밀리에 도주하여 가다가 “아라바”(예루살렘 남동쪽의 황량한 지역)에서 잡혀 립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다(39:4-5).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자신의 두 눈은 빠진 채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39:6-9).

39장 11-14절과 40장 1-6절은 예레미야의 운명을 다룬다. 두 눈이 빠진 채 끌려간 시드기야에 비하면 예레미야는 관대한 대접을 받는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항복한 유다인들”(38:19)을 통해 예레미야가 해 온 일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군사령관(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명령한다(39:12).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 “그다랴”(40:5)의 손에 맡겨졌다가, 후에는 포로로 끌려 가던 중 “라마”에서 풀려나게 되어 예루살렘에 남게 된다(39:14, 40:1, cf. 롱맨은 예레미야에게 자유 통행권이 주어진 것을 모르는 군인들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끌고 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40:1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하지만 40:2-3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신탁)을 전해 준다. 어쨌든, 신탁의 내용은 유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이다(40:3). 이 말 이후에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갈지 유다 땅에 남을 지 선택권을 준다(40:4). 결국,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에게 나아가 그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지낸다(40:6).

39장 15-18절은 에벳멜렉의 운명을 다룬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전에 예레미야를 구출해주었던(38:7-13) 에벳멜렉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재난 가운데에서도 에벳멜렉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바벨론의 손에 그를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39:18).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IX. 멸망 이후 유다 땅의 혼란(40:1-45:5)


83. 총독 그다랴의 암살(40:7-41:15)

“40-43장에서 사용된 출애굽 이미지는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는 백성이 앞으로 어떤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음을 암시한다(24장을 보라).” (롱맨)

40:7-16.

미스바에서 총독으로 있던 그다랴는 바벨론 사람을 섬기기로 하고 그를 찾아온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7-8절)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권한다(9절). 미스바는 이미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도움을 얻고 있었다(11-12절). 그다랴를 찾아온 지휘관들 중에 그다랴의 정책에 찬성하는 자들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중 “이스마엘”은 반바벨론적인 입장에 있던 암몬(27:1-7) 왕과 결탁하여(41:10) 그다랴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알려주고 경계시켰지만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다(14, 16절). 요하난의 경고의 말(40:15)을 듣지 않는 것은 큰 잘 못이었다.

41:1-15.

결국, 그다랴 암살 음모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 실행되었고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까지 죽었다(1-3절). 이스마엘의 잔인함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슬퍼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려는’ 80명의 북지파 사람들을 속여서 그중 70명을 죽이고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이익을 위해 살려둔다(4-8절).

이제 이스마엘은 (계획대로) 미스바에 남아 있던 모든 백성과 “시드기야 왕의 딸들”을 사로잡아 암몬 왕에게로 데려간다(10절, 40:14). 이때 요하난과 군지휘관들은 이스마엘 무리를 따라가 기브온에서 습격하여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출한다(11-14절). 이스마엘은 겨우 남은 여덟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한다(15절).




84. 애굽으로 끌려가다(41:16-43:13)

요하난과 구출받은 백성들은 이제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던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난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다(41:17-18).

42장. 요하난을 위시로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3절)을 알기를 원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옵소서”(5절)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대로 자신들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한다(6절). 여기까지는 참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이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7절). 10일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10-22절)은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다(cf. 응답의 양식은 전형적인 언약 구조를 따른다). 그러나 결국,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43:4, 7).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애굽에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16-17절) 하셨고, 예레미야도 자신의 말로 마지막 경고를 했지만(19-22절)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 가기로 결정했고, 더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하지 않았다!

10절의 표현은 예레미야의 ‘소명의 언어’(1:10)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복받기를 원하신다(cf. 29:11).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뜻을 돌이키다”(18:8, 26:3)는 동사는 창세기 6:7에 사용된 “한탄하다/슬퍼하다”라는 단어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43장. 백성들이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구해줬던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이 부각된다. 그들은 “모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세운다(2절). 그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도리어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42:11-12),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자신들을 칠 것을 두려워하였다(3절).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구한 모든 백성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인다.

그들이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8-13절). 이 말씀과 이어지는 44장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이 단순히 두려움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들”(12절)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명령하신다(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 이 돌들 위에 왕좌를 세우고 큰 장막을 세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0절).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치고 “애굽의 신들의 산당들”과 “애굽 땅 벧세메스의 석상들”을 파괴할 것이다(11-13절, cf.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이 BC 582년에 애굽을 침공했다고 전하며, 바벨론 자료는 BC 568년에 애굽을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85. 애굽에서의 우상숭배와 그 결과(44:1)

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먼저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마저도 무시하고 “애굽 여러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였다”(1, 12절).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로 결심한다(17-18, 25절). 이제 그들에게 돌이킬 길은 없어졌다.

유다 백성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사 1:5)고 외쳤던 이사야의 말처럼 유다 땅의 파멸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임한 재난이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임을 지적하신다(3-6, 9절). 이어서 여전히 애굽 땅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신다(7-8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유다에게 향하실 것이다(11절, cf. 3:12).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표현이 거절을 의미했다면(18:17)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복주심을 의미했다(민 6:26, 시 67:1). 그러나 이번 경우는 “복/선”[토브]이 아니라 “재난/악”[라으]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를 끊어 버리시며 애굽 땅에 “남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다(11-12절).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몇 명의 피난민들”(한글개역개정, “도망치는 자들”)은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의 희망을 남겨주신다(14절, cf. 28절).

44장의 후반부(15-30절)는 특별히 “바드로스”(상 애굽 Upper Egypt, 애굽의 남부지역)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완고한 답변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으로 이루어진다. 남자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19, 25절)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본래하던 대로(7:18)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던 때는 “복/선”[토브]이 있고 “재난/악”[라으]이 없었는데 그 제사를 멈춘 후로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17-18절).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당한 멸망과 황폐함이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22절).

그리고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한다. 이 신탁은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지만, 특별히 “모든 여인들”이 언급된다(24절). “너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25절). 이제 하나님은 더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26절). 그들은 하늘의 여왕이 “복/선”을 베풀어 주고 “재난/악”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믿었지만(17절)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지 않고 “재난”을 내리심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멸절하실 것이다(27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맹세로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표징으로써 애굽 왕 호브라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9-30절). 실제로 호브라는 BC 570년에 그의 장군 아마시스에 의해 살해된다.

이 신탁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시작부터 죽는 날까지 수 많은 “슬픔의 예언”을 전하며 왕들과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을 함께 겪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다.




86. 바룩에 관한 신탁(45:1)

바룩에 관한 신탁은 여호야김 통치 4년(36장의 사건이 일어난 해)에 주어진 것이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받은 모든 신탁을 기록하고 전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당한 동역자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일하시는 분이심(4절, 1:10)을 강조하시면서, 바룩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 “큰 일”(보상)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답하셨다(12:1-6). 지금은 “재난의 때”다.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과 함께하신다는 증거로써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다(5절).




87. 열방을 꾸짖는 신탁(45:1)

“다음 여섯 장은 열방을 꾸짖는 예레미야의 신탁을 담고 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자 위임에서 하나님이 그를 유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1:10)... 이 대목까지 그이 예언은 유다를 겨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했다. 이방 나라들은 이 대목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수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것은 특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 바벨론에게 적용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책임에서 면제되는 ‘무한 재량권’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사실, 신탁에서 표현되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다. 특히 그들은 교만이 가득했으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신탁들은 애굽을 겨냥한 신탁으로 시작하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을 겨냥한 신탁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가장 길게 바벨론을 꾸짖는다. 프레타임이 지적하듯이, 이 신탁의 표현에는 대략 지리적인 순서가 있다. ‘이 신탁들은 가장 서쪽 나라(애굽)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에 근접한 나라들(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로 이동하고, 마지막 동쪽 나라들(다메섹, 아라비아, 엘람, 바벨론)로 이동한다.’” (롱맨)






X. 애굽과 블레셋에 대한 신탁(46:1-47:7)


88. 애굽을 꾸짖는 신탁(46:1)

1절:

51장까지 이어지는 이방 나라를 꾸짖는 신탁 전체를 소개하는 표제어이다.

2-12절:

2절은 신탁이 주어진 때의 배경을 설명한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했지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 뒤에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을 세웠다. 신탁은 여호야김 4년(BC 605년)에 주어졌다. 예레미야는 미래의 사건을 예고 하는 사건 환상을 기록한다. 애굽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애굽의 용사들은 패하고 도망하다가 결국은 죽는다(6절). 애굽은 교만하여 나일 강이 불어나 땅을 덮듯 동맹국들과 함께 온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지만(8-9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게 보복하시며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실 것이다(10절, cf. 겔 39:17-20). 그들의 상처는 치명적이며 그들의 교만은 수치로 바뀔 것이다.

13-24절:

이 신탁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애굽이 크게 공격을 당하고 패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BC 609년, 605년 혹은 568년에 있었던 전투를 가리킬 것이다. 이 신탁은 애굽의 국경 도시인 “믹돌”과 “다바네스”(예레미야와 유다의 피난민들이 정착한 곳) 그리고 수도인 “놉”(멤피스)에 선포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18절) 그들을 치시는 까닭에 많은 사람(용병)이 넘어지고 죽는다(15-16, 21절). 애굽은 쇠파리 떼와 수많은 “메뚜기”로 인하여 크게 꺾일 것이다(20, 23절, cf. 출 8:24, 10:15). 15절의 “장사들”[압비르]는 ‘강한 자’를 의미하지만 애굽이 신성시하는 ‘황소’(Apis)를 의미할 수도 있다(칠십인역, NRSV).

25-26절:

세 번째 신탁은 산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를 선언한다. 하나님의 형벌은 노(테베, 성읍-나 3:8)의 아몬(애굽의 태양신)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따르는 왕들에게 임할 것이다. 26절에서는 그래도 그 형벌이 멸망을 가져오지 않고 심각한 피해만을 가져올 것을 말해 준다.

27-28절:

애굽에 대한 세 개의 신탁 뒤에 추방된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은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를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결코 멸절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30:10-11).




89. 블레셋을 꾸짖는 신탁(47:1)

이 신탁은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 BC 601년이나 609년 이전을 가리킬 것이다. 블레셋에 멸망을 가져오는 “물”은 북쪽에서 온다(2절). 이것은 바벨론의 공격을 가리키며 604년에 있었던 침입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므로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가사, 아스글론)은 처참히 파괴된다. “두로와 시돈”(4절)은 블레셋을 도와줄 수 없다.






XI. 모압, 암몬, 에돔, 주변 민족에 대한 신탁(48:1-49:39)


90. 모압을 꾸짖는 신탁(48:1)

1-10절:

모압의 느보와 기랴다임, 맛멘, 호로나임, 루힛이 점령된다(“미스갑”은 지명이 아니라 요새라는 뜻이다). 황폐와 울부짖음이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정복을 당하며 그들의 신 “그모스”도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7절). 모압의 모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며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8-9절, cf. 9절의 “날개”는 “소금”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는 철저한 파멸을 명령하셨으며 죽이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1-17절:

11-13절에서 모압은 포도주에 비유된다. 모압은 오랜 세월 최고급 포도주였다. 하지만 포도주 그릇이 열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져 상하게 되고 그 원래 그릇을 부서질 것이다. 이는 모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한다. 그들은 그들의 신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13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15절) 모압의 황폐함을 선언하신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다.

18-25절:

철저하고 전면적인 파괴를 암시하기 위해 모압의 여러 지명들이 나열된다(cf. 34절). 결국, 모압의 힘을 상징하는 “뿔과 팔”이 잘리고 부러졌다(25절).

26-39절:

26-28절은 모압이 술에 취해 “그 토한 것에서 뒹구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극심한 교만으로 인하여(29절) 친히 심판하시지만(33, 35, 38절) 여전히 “온 모압을 위하여” “십마를 위하여”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신다(31-32, 36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신탁의 마지막 절(47절)에서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표현된다.

40-47절:

모압은 죽은 시체와 같아 “독수리”가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 다시 한번 모압의 교만이 지적되며(cf. 26절) 모압은 그것때문에 멸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42절).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43, 44, 45절) 도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4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돌려 보내시겠다는 소망을 약속하신다(47절).




91. 암몬을 꾸짖는 신탁(49:1-6)

“모압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암몬의 기원에 대해 어두운 그림을 그린다. 모압과 암몬은 롯이 자기 딸과 동침한 뒤 태어난 자녀들이었다(창 19:30-33). 신명기 23:3-6은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헛된 시도의 원인 제공자로서 모압과 암몬을 나란히 거명한다... 예레미야 시대에 암몬은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주전 597년 여호야김이 배반했을 때 바벨론을 도왔다(왕하 24:2).”

“말감”(몰렉, 암몬의 신)이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하여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폐허더미로 만드시며 “말감”이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2-3절). 풍성한 골짜기와 재물에 대한 자랑도 다 헛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도망하며 쫓겨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48:47)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6절, cf. 39절).




92. 에돔을 꾸짖는 신탁(49:7-22)

에돔을 지혜로 유명했다. 욥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는 “데만” 출신이었는데(욥 2:11). 데만은 에돔의 한 지역으로 에돔의 동의어로도 쓰인다. 에돔의 지혜와 책략은 실패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드단의 주민을 도망해야 한다(8절). “에서”의 옷은 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10절). 그러나 11절은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임을 말한다. 에돔의 또 하나의 중요 성인 “보스라”도 다른 성들과 함께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13절). 그들은 “바위 틈과 산꼭대기”에서 주변환경에 보호를 받으며 살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졌지만 여호와께서는 끌어내리실 것이다(16절). 소돔과 고모라와같이 멸망할 것이다(18절). 19-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 떼”을 추격하는 “사자”에 비유하신다. 에돔은 날개를 핀 “독수리”의 먹잇감일 뿐이다.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은 해산하는 여인같이(48:40-41) 두려워 떨 것이다.




93. 다메섹을 꾸짖는 신탁(49:23-27)

이번에는 고대 도시요 시리아(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다메섹은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에 속하게 되는데 이 신탁은 그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바벨론에 의한 함락을 예고한다.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과 관련되어 있던 북부 시리아의 두 성이다. 다메섹은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고 요동하지만 “해산하는 여인”(48:41, 49:22, 50:43)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도망하지도 못한다. 25절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느 시리아인의 말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낫다(롱맨). 여호와께서 친히 다메섹 성과 그 요새를 불태우신다.




94. 게달과 하솔을 꾸짖는 신탁(49:28-33)

게달과 하솔은 둘 다 아라비아 부족의 지역이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게 명령하여 게달과 하솔을 치게 하신다(28, 31절). 아마도 이 예언은 BC 599/598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공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게달 부족은 특별히 상업으로 유명한 유목민족으로(겔 27:21, 아 1:5) 바벨론은 그들에게서 많은 노략물을 얻게 될 것이다(29, 32절). 하솔은 유명한 성은 아니지만 그곳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33절).




95. 엘람을 꾸짖는 신탁(49:34-39)

엘람은 바벨론 동쪽, 메대 남쪽과 바사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신탁의 대상국 중 가장 먼 곳에 있다. 엘람은 고대 이란의 주요 세력이었으며(25:25, 겔 32:24) BC 596/59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크게 공격을 당하며, 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 정복되어 엘람의 수도(수사)는 바사의 수도(수산)가 된다. 엘람에 대한 신탁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BC 597년경)에 주어진다. 여호와께서 친히 엘람을 꺾으시며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35, 37, 38절).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람의 포로를 마지막 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엘람사람이 있었다는 사실(행 2:9)은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를 보여 준다.






XII.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결말(50:1-51:64)


96. 바벨론을 꾸짖는 신탁(50:1)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신탁을 가장 길고 자세하게 다룬다. 먼저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나라의 주신인 마르둑(므로닥/벨)이 수치를 당한다고 공포하라고 말이 전해진다. “북쪽에서”(3, 9, 41절, 51:48) 오는 한 나라(바사)에 의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사는 바벨론의 동쪽과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539년 바벨론을 정복할 때 북쪽의 오피스(Opis)를 경유하여 바벨론을 공격했다.

4-5절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예견한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영원한 언약”(31:31-34)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 버린 양 떼” “흩어진 양”으로 비유된다(6, 17절). 그들은 “의로운 처소/목장”이시며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대적에게 삼킴바 되었다(7a절). 그런데 대적은 스스로 무죄하다고 생각했다(7b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11절)을 노략한 자들의 땅(어머니)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는 그녀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것이다(14-15절, cf. 29절). 한편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는 온전히 용서받아 다시 그들의 “목장/처소”(7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19-20절).

21-32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지휘하여 “교만한”(29, 31, 32절) 바벨론을 징벌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온 세계의 망치”(23절, cf. 사 10:5, 15)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24절)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다(2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28절) 벌하신다(31절). 교만은 앞서 모압(48:29-30)과 에돔(49:16)에도 지적된 근본적인 죄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 땅”을 쉬게 하실 것이다(34절). 그러나 여호와의 칼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며(35-37절), 가뭄은 “그 땅”을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38-39절). 특별히 “땅”에 대한 대조를 주목하라(cf. 51:2).

41-46절은 미래가 마치 선지자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이 묘사되는 사건 환상이다. 바사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공격해 온다. 그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의 함성 소리는 요란한 바다처럼 들린다. 바사와 특히 바사에게 둘러싸인 부족인 “메대”는 기병으로 유명했다(42절, cf. “메대”는 바벨론과 함께 앗수르 제국을 전복시킨 동맹국이기도 했다. 그러나 BC 539년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했을 때 메대는 이미 바사 제국의 일부였다). 바벨론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44-46절은 대상이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 49:19-21에 나타난 에돔에 대한 신탁과 거의 흡사하다. 하나님은 “사자”로 비유되며 “양 떼”는 죽어가며 그 사자에 맞설 “목자”는 아무도 없다(44-45절).

바벨론을 꾸짖는 신탁(51:1)

바벨론에 처참한 패배가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키는 자”(고레스, 56절)의 심령을 부추기고 이방인을 보내어 키질하게 하실 것이다(1-2절). 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된다(cf. 50:14-15, 34).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거역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5절).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도망하라는 명령을 받는다(6절, 45절, cf. 50:8, 계 18:4).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10절,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표현은 신학적인 의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해주셨다는 의미다). 7-8절은 바벨론이 온 세계를 포도주로 취하게 했음과 그 갑작스러운 멸망을 말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의 ‘세상 나라의 최후심판’ 이미지에 그대로 등장한다(계 17:1-6, 18:8, 10, 17, 19).

11-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신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메대 왕들”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정복하신다. 바벨론은 “재물이 많은 자”였지만 이제 그 재물의 끝이 왔다. 15-19절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20-26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 무기”로 많은 나라와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을 부섰지만(20-23절, 과거형으로 이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원수가 되셔서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25-26절). 27-32절은 여호와께서 전쟁 전략을 준비하시고(29절) 군사들(여러 나라들)을 동원시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바벨론은 “여인같이”(50:37) 겁에 질린다.

33-43절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폭행과 학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바벨론은 타작 마당같이 밟힐 것이며(33절) 그의 물은 마를 것이고(36절)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37절). 그들은 젊은 사자들같이 으르렁거리다가 연회에 취해 영원히 깨지 못하게 될 것이며(38-39절, cf. 57절,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연회를 즐기는 장면을 상기킨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염소같게 될 것이다(40절). “세삭”(25:26)이라 불리는 바벨론(“온 세상의 자랑거리”)은 전복될 것이다(41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의 신(벨/마드룩)과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44, 47, 5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45절, cf. 6절, 50:8, 계 18:4).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48-49절).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권면을 받는다(50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벌하심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51-52절).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56절, “멸망시키는 자/파괴자”-1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신다(57-58절).

59-64절. 신탁 자체는 58절에서 끝났지만, 이제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 신탁을 바벨론에 전하라고 지시한다. 이 스라야는 아마도 바룩의 형제일 것이며(32:12), BC 593년에 바벨론으로 간 왕의 공식 특사의 일원이었다. 아마도 이 신탁은 바벨론 왕이나 고관들이 아닌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읽혀졌을 것이다. “여호와 주께서 바벨론을 멸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실 것”(62절)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라야는 ‘상징 행동’도 지시 받는다. 그는 그 두루마리(책)를 읽은 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바벨론이 하나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외쳐야 한다.






XIII. 역사적 부록: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52:1-34)


97. 예루살렘 함락(52:1)

이 장은 앞서 39:1-10에 기록된 예루살렘 함락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며 열왕기하 24-18-25:30에 나타난 묘사와 매우 비슷하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졌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숙부이며 여호야김의 이복동생이었다(대상 3:15).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했으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2-3절).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BC 588년 1월 15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여 11년 넷째 달 9일(BC 586년 7월 18일, 1년 6개월만)에 성벽이 파괴 되었다. 시드기야는 밤중에 도망하였고 결국,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간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자신의 두 눈도 빠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서 살게 된다(10-11절).

12-23절. 내러티브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로 옮아간다. BC 586년 8월 17일, 성이 함락된지 “한 달 만에” 느부갓네살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사방 성벽을 허물었다(13-14절).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배하려고 했던 생각을 돌이켰음을 암시한다. 느부사라단은 항복한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을 포로로 끌고가고 “가난한 자들”만 남겨 두었다(14-16절). 17-23절은 성전의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이야기를 기술한다. 특별히 성전의 놋기둥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 준다(27:19-22).

24-27절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명단을 보여 준다. 28-30절은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의 총계(4,600명)를 기술한다. 1차(BC 597년-여호야긴 때)에 3,023명, 2차(BC 586년)에 832명, 3차(BC 582년-그다랴 총독 암살에 대한 보복 때)에 745명이었다. 이 숫자는 유다의 지도층들(성인 남자들)을 가리킬 것이다(cf. 왕하 24:14).

이러한 처참한 사건 기술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만에 풀려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희망적으로 마무리된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므로닥은 여호야긴을 석방했을 뿐 아니라 여호야긴이 다른 왕들보다 높이고 죽는 날까지 왕궁 보조금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했다(32-34절).

“이 마지막 장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에 기여한다. 먼저,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밝힌다. 둘째, 심판 이후의 소망에 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30-33장)가 실현될 것을 예고한다.” (롱맨)









예레미야애가

성경 해설


예레미야애가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예레미야애가는 주전 587/586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참상을 다섯 편의 시로 애도하는 공동체 탄식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의 다섯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로 아브월 9일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낭독되었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뒤에 놓여 그의 멸망 예언과 역사적으로 연결된다. 이 책은 고통을 서둘러 설명하거나 신앙적인 말로 덮지 않고, 죄와 심판, 굶주림과 죽음, 피해자의 눈물과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말하게 한다.




2. 책명

히브리어 전통은 첫 단어 ‘에카’, 곧 ‘어찌하여’ 또는 ‘슬프다’에서 책명을 취했다. 이 외침은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과부처럼 외롭게 된 충격을 담는다. 후대 랍비 전통은 이 책을 ‘애가들’을 뜻하는 ‘키노트’라 불렀고,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명칭도 ‘탄식들’이라는 뜻이다. 한국어의 ‘예레미야애가’는 전통적 저자 이해와 장르를 함께 반영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책명 자체에는 예레미야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예루살렘을 위해 울며 애가를 지었던 예레미야와 책을 연결해 왔고, 칠십인역도 예레미야가 앉아 이 애가를 지었다는 표제를 붙인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정서, 언어적 접점은 이 전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역대하 35장 25절의 요시야 애가는 현재의 애가와 주제가 다르고 다섯 시의 다양한 목소리도 저자를 확정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예레미야 저작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나 성경이 밝히지 않은 사항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생생한 폐허와 포위의 기억을 볼 때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주전 6세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 군대의 장기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탔으며, 왕과 지도자들은 죽거나 끌려가고 땅에는 극빈자들만 남았다. 굶주림과 살육, 강제 이주와 사회 질서의 붕괴는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애가는 이 재난을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적 우세로 설명하지 않고, 언약을 거역한 유다에게 오래 경고된 심판이 임한 것으로 고백한다.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기억하며 죄를 살피고, 심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긍휼과 회복을 호소하도록 기도의 언어를 제공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장은 과부가 된 여인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외로움과 죄, 위로자 없는 탄식을 노래한다. 2장은 주께서 원수같이 시온을 치시고 성전과 성벽을 허무신 진노를 바라보며 밤낮 부르짖으라고 촉구한다. 중심인 3장은 ‘고난을 본 사람’의 절망에서 시작하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기다림과 공동체적 회개로 나아간 뒤 다시 박해 속의 간구로 돌아간다. 4장은 시온의 과거 영광과 포위 아래의 참상을 대조하고 지도자와 백성의 죄를 고발한다. 5장은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 기도로 수치와 상실을 열거하며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호소하지만, 버림받은 듯한 질문을 남긴 채 끝난다. 1–4장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르는 아크로스틱 형식을 사용하고, 3장은 각 글자가 세 절씩 반복되는 66절의 정교한 중심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애가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시온을 공의롭게 심판하셨다고 고백한다. 성전과 절기와 왕권도 회개 없는 백성을 자동으로 보호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신 언약의 저주를 이루셨다(2:17; 신 28장). 그러나 이 신학적 설명은 굶어 죽는 어린이와 폭력을 당한 여성, 무너진 노인과 포로의 고통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시인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참상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동체의 기도 안에 들인다.

책의 중심 고백은 폐허가 사라진 뒤가 아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온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끝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우며 그의 신실하심은 크다(3:21-24).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버리거나 고생시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3:31-33). 이 소망은 심판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게 한다. 탄식과 신뢰는 서로 배제되지 않으며, 믿음은 답을 다 얻기 전에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죄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예루살렘 멸망은 시내산 언약의 저주와 선지자들의 경고가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인간 제도와 상징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한다(5:19-21). 회복은 죄인이 스스로 돌아설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은혜에서 시작된다. 애가의 열린 결말은 포로 귀환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추방을 근본적으로 이길 더 큰 회복을 기다리게 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레미야애가는 한 구절이나 ‘고난을 본 사람’을 곧바로 예수님과 동일시하기보다, 언약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백성의 탄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게 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거절당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고, 성 밖에서 수치와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하시며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담당하셨다(눅 19:41-44; 갈 3:13; 히 13:12-13). 십자가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긍휼의 길을 열고, 부활은 폐허와 죽음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님을 확증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울며, 최종적으로 모든 눈물을 닦으실 새 예루살렘을 기다린다(계 21:1-4).




9. 읽는 방법

애가를 읽을 때 3장 22-23절만 떼어 위로의 표어로 사용하고 그 앞뒤의 참상과 항의를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 책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성급한 해답이나 빠른 감정 회복을 요구하지 않고, 슬픔을 충분히 말하고 기억할 공간을 준다. 동시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특별한 언약 심판을 오늘의 모든 재난과 개인적 고난에 그대로 적용하여 피해자의 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죄와 지도자의 책임을 고백하되 구체적 피해자의 고통을 정죄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알파벳 형식은 혼돈을 말로 담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도록 돕지만 고통을 말끔히 해결하지 않는다. 특히 5장의 마지막 질문을 성급히 지워 버리지 말고,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붙들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침묵 앞에서 계속 부르짖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애가는 개인 경건뿐 아니라 전쟁·재난·박해·공동체적 죄와 상실을 예배 안에서 기억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교회의 기도문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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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예루살렘의 탄식(1:1)

1-2절:

시인은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비통함을 이전의 영광과 대조하며 표현한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고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다.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녀는 슬피 울지만 위로해주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친구들은 정치적 동맹국들을 가리킨다.

3-4절:

유다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지만 “쉴 곳”(안식처)을 얻지 못한다. 시온의 도로들은 절기를 지키려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한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어 탄식하며 절기에 참여했었던 처녀들은 근심한다.

5-7절:

시인은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손에 들어간 이유가 그녀(예루살렘)의 죄 때문이다. 시온의 딸의 모든 영광([하다르] 명성/위엄)은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 지도자들은 도망하며 예루살렘은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더욱 비참해진다. 그녀를 도울 자가 없다.

8-9절:

다시 한번 시인은 그녀가 “부정하게”(조소거리) 된 것은 그녀(예루살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성, 혹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으로 그린다(cf. 렘 13:22, 26-27). 그녀의 “부정한 것”이 그녀의 옷깃에 묻었으나(cf. 사 64:6) 그녀는 “정결하게”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녀는 자신의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기도한다.

10절:

폭행당한 여성의 은유는 폭행당한 성전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 이방인 군대는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남은 “보물”을 강탈하고 성전을 파괴하였다.

11절:

전쟁에 남은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실 것을 기도한다.

12절: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말한다.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cf. 18절).

13-16절:

계속해서 여성(예루살렘)의 목소리가 자신의 상태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셨으며 그물을 치셨고 황폐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은 멍에를 메고 고되게 일하는 짐승에 비유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자신의 죄의 멍에”를 메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군대를 무용지물로 만드셨고 “처녀 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그리므로 예루살렘은 운다. 예루살렘을 위로할 자는 멀리 떠났다.

17절:

시온을 위로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방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어 무시당하거나 돌을 맞는다.

18-19절:

다시 여성의 목소리가 말한다. 여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배우라고 경고한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갔으며 동맹국들은 배반하였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급급하게 되었다.

20-22절:

여인은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꺼내며 자신의 반역과 죄악들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위로자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자, 곧 복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원수들에게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것을 행해달라고 요청한다.




2장: 주님이 적과 같다(2:1)

1절: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 “딸 시온”을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하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전한다. 특별히 “그의 발판”은 성전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영광(아름다움)인 성전까지 버리신 것에 대한 충격을 표현한다(cf. 6절).

2-5절: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딸 유다”(2, 5절)를 치셨다. 그분은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성채들을 허물며 “야곱”을 불사르시며 그의 노를 “딸 시온”의 장막에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4, 5절)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삼킨다”(2, 5절)는 표현은 아마 피해자를 삼키는 가나안의 모트(죽음) 신 신화를 상기시킬 것이다.

6-7절:

다시 성전 파괴에 대해 묘사한다. 성전을 “거부하시고” “동산의 초막”처럼 헐어 버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모든 절기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원수들은 성전을 더럽힌다.

8-10절:

성벽 파괴는 계획되어 실행되고 왕과 고관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러한 표현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체포를 연상케 한다. 선지자들은 묵시를 받지 못하며 장로들은 통곡하는 일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11-12절:

여기서 갑자기 대화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뀐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어린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고통을 표현한다. 눈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쏟아진다.

13-14절:

예레미야 6:14, 8:11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거짓 선지자의 행동과 연결시키는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의 “상처”(파괴됨)을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과 연결시킨다. 그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도 않았으면서(9절)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말한다. 그들은 죄악을 드러내어 돌이키도록 인도하지 않았다. 거짓 경고와 미혹만 말할 뿐이다(cf. 겔 13:8-11).

15-17절: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며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조롱하며 기뻐한다. 그들은 동정대신 경멸을 보낸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이다(cf. 신 27-28장).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에서 설명된 대로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원수로 즐거워하게 하셨다(1:21).

18-19절:

파괴 후 백성들은 “주를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이는 회개를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벽을 의인화하여 쉬지 말고 울라고 촉구한다. 죽어가는 어린 자녀들(11-12절)을 위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한다.

20-22절:

시온이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 시온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각계 각층의 백성들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한다. 시온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벌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특별히 자신이 “낳아 기르는 아이들”의 죽음(신 28:53-55)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를 원한다.




3장: 고난의 남자(3:1)

3장은 총 66절까지 있다. 1, 2장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아크로틱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길이는 세 배이다. 이는 각 문자가 각각 세 절의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이다. 즉 “알렙”이 1, 2, 3절의 첫머리에 그리고 두 번째 자음인 “베트”가 4, 5, 6절 그리고 다음 자음(깃멜)이 7, 8, 9절에 나오고 이렇게 계속되어 마지막 자음(타브)까지 이른다.

3장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화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화자는 “고난 당한 남자”다(1절). 그 남자의 말은 39절까지 이어지고 40-47절까지는 1인칭 복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48절이후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1인칭 단수로 돌아온다. “고난 당한 남자”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의 또 다른 의인화일 수 있으며 혹은 고난받는 백성과 동일시 되는 시인/저자일 수 있다. 어쨌든, 이 “남자”는 고난받는 백성을 대표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한다.

1-6절:

“나는 그분의 분노의 매로 고난 당한 남자[게베르]다” [게베르]는 전형적인 남성을 가리키며 ‘힘센 남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매를 맞아 쇠약해졌으며 뼈들은 꺾이고 고통과 어둠 속에 쌓여져 있다.

7-9절:

이 남자는 감옥에 갇혀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돌리어 그의 길들을 막으신다. 잠언에서 “굽은 길”은 죽음으로 이어짐을 암시한다.

10-15절:

하나님은 “곰과 사자”(호 13:8)로 비유되어 남자의 몸을 찢으신다. 또한, 궁수가 되셔서 남자의 “신장/마음”을 맞추신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쓴 것들을 먹이시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16-18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남자를 부수시고 짓밟으셨으며 평강과 복이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었다.

19-21절:

남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신의 고초와 “방황”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며, 낙심 속에서도 이것(22-24절)을 기억함으로 “소망하게 된다”(=24절 “바라다”)고 고백한다.

22-24절:

남자가 소망하는 것/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헤세드]와 긍휼[라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은 끝나지 않았으며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25-27절:

이 세 절은 모두 “토브”(좋다)로 시작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은 좋은 것이다. 멍에를 메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연(28-33절)에서 설명한다.

28-33절:

그 멍에는 하나님께서 메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분으로 사람의 고생과 근심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31-33절은 모두 “카프”-‘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교훈하시고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멍에를 멘 자는 잠잠히 그것을 받아 드리고(28, 30절) 회개해야 한다(29절, cf. 욥 42:6). 남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견디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 소망임을 믿고 있다.

34-36절:

세상에 있는 불의와 억압,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cf. 원문은 질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새번역). 고난 당하는 자의 상황이 하나님의 눈(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37-39절:

남자는 더 강한 어조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훈한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셨다고 말한 것처럼(28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어떤 고난과 화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악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죄들과 죄들” 때문에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다.

40-42절:

이제 교훈의 정점에 도달한다. “우리의 길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범죄와 반역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43-45절: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시며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쓰레기처럼 되었다.

46-51절: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시며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에 매우 상심해 있다(48, 51절). 그의 눈은 “딸 내 백성의 파멸”을 보며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48-49절). 남자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흘릴 것이다.

52-54절:

백성의 고통은 남자 자신의 고통이다. 원수들이 자신을 사냥하고 구덩이에 던지며 죽이려한다.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가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죽는구나’라고 한다.

55-60절:

깊은 “구덩이”(53절)에 빠진 남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롱맨은 56-66절까지의 동사들이 곳곳에서 명령형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지지한다. 즉 “나의 음성을 들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소서”(56-57절)와같이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 58-60절도 마찬가지다.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내 생명을 속량하소서. 그들이 나를 모해함을 보소서.” 남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송을 맡아주시고 자신을 위해 보복해주시기를 구한다.

61-66절:

여기서도 같은 내용의 기도가 반복된다. 남자는 자신을 비방하며 모해하고 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달라고 간구한다. 그들에게 “마음의 베일”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멸해달라고 기도한다. “고난 당한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4장: 하나님 백성의 광채가 사라졌다(4:1)

1-2절:

첫머리 문장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서글픈 상황을 대조한다. 순금과 같은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같이 되었다. “성소의 돌들”은 “신성한 보석”으로 번역할 수 있다.

3-4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녀를 먹이지 못하는(2:11-12, 혹은 먹는-10절) 잔인함을 보인다. 이는 들개들만도 못한 행태다. 욥기는 제 새끼를 모질게 다루는 짐승으로 타조를 언급한다(욥 39-14-16).

5절: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대조한다. “맛있는 음식”과 “붉은(자주색) 옷”은 왕족과 귀족들이 누리던 것들이다. 부자들조차 먹을 것이 없고 헐벗으니 평민들은 형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6절:

예루살렘의 이러한 처참함은 그들의 “영적 음란함”때문에 받는 벌이다. 화자는 멸망 당한 소돔의 죄보다 “딸 내 백성”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한다.

7-10절:

다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췌함을 대조한다. “존귀한 자들”의 윤택한 몸이 막대기 같이 말랐다. “눈처럼 희다”는 관용구는 다른 곳에서는 정결한 삶을 의미한다(시 51:7, 사 1:18). 그들의 굶주림은 끔찍할 정도라서 차라리 칼에 죽은 자가 낫다고 말한다.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표현은 신명기의 저주가 성취됨을 보여 준다(신 28:53, 57).

11-12절: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예루살렘이 정복된 사건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도 믿지 못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13-16절:

화자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의인들”을 죽였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지만 죽임당한 “우리야”(렘 26:20-24)같은 사람을 포함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고발하였었다(렘 5:31).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할 선지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가장 깨끗해야 할 제사장들은 피(살인)로 더러워졌다(14절).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더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17절:

여기서부터 화자는 고난받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우리”로 표현한다. 먼저는 회개의 고백이 나온다. “우리의 눈”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헛되이 바라보았다.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렘 2:18, 36) 이런 도움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파수꾼들은 애굽의 지원군이 나타나길 바라며 눈이 쇄하였을 것이다.

18-19절: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고 거리마다 적군들로 가득찼다. 예루살렘은 끝을 맞이한다. 백성들은 성을 벗어나 산으로 광야로 도망한다. 그러나 적군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게 뒤쫓아 온다.

20절:

“우리의 콧김(코의 숨) 곧 여호와께서 기름부으신 자”는 왕을 가리킨다. 자신들의 왕을 의지했던 백성들의 소망마저 처참히 짓밟힌다. 시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나가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잡힌다(19절).

21-22절:

예루살렘의 함락은 에돔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 21절은 역설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 기쁜 소리는 곧 울음 소리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렘 49:12-13). 그러나 “딸 시온”은 그 “죄악의 형벌”이 다 한 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5장: 마지막 탄식과 호소(5:1)

1절:

5장 전체는 공동체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간구한다. “기억은 행동하는 것이다.”

2절:

1절의 간구에 이어 2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에 대해 길게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시며 행동하시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하는 첫 항목은 약속의 땅(“우리의 기업”)의 패배와 점령이다.

3-5절:

남자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아와 과부가 생겨났다. 생명과 같은 물은 구하기가 힘들다. 적들은 뒤쫓으며 압박한다.

6-7절:

죄를 고백하는 기도다. 유다는 “애굽과 앗수르”에 도움을 청하였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이며 우리는 그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렘 2:35-36). 그러나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절에서 그들은 이 모든 재난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8-10절:

종들(바벨론의 하급 관리들)의 지배 속에서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인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칼의 위협을 무릅써야만 한다. 열악한 환경으로 피부에 질병이 생긴다.

11-14절:

공동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비참해져가는 모습을 그린다. 부녀들은 적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며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며 장로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청년들은 강제노역을 당하고 아이들도 노동으로 쓰러진다. “장로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니 공동체는 무너진다.

15-16절:

시온에 기쁨과 “면류관”은 사라지고 슬픔만 남았다. 그러나 화자는 이 모두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17-18절: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예루살렘의 대참사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종결된다. 그들의 침체와 울음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의 결과다. “시온 산”(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여우의 거처가 되었다(렘 9:11, 10:22).

19-22절:

마지막 간구에 앞서 화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간구에 간절함과 응답의 기대를 증가시킨다.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잊으십니까? 계속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다(렘 31:18). 과거에 누렸던 것과 같은 관계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한다. 22절은 마지막 질문으로 마친다(한글개역개정은 서술문).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다. 주전 539년,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고, 일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스 1-6장)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스 7-느 1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속 자기 백성에게 개입하셨음을 증언한다.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성경의 회복 이야기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롱맨)







에스겔

성경 해설


에스겔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제사장 출신 선지자의 예언서다. 환상과 상징 행동, 비유와 애가, 심판과 구원 신탁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와 포로 공동체의 미래를 해석한다. 책의 흐름은 에스겔을 압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우상숭배 때문에 성전을 떠나는 영광과 심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백성, 다시 성전에 임하는 영광과 ‘여호와 삼마’라는 새 성읍으로 나아간다. 반복되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선언은 심판과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자기 계시에 있음을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예헤즈켈’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 앞에 서야 할 에스겔의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게 하시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2:3-7; 3:8-11).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라틴어 전통 모두 선지자의 이름으로 책을 부르며, 본문도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밝힌다(1:3).




3. 저자와 기록 연대

에스겔서는 대부분 일인칭으로 환상과 말씀과 상징 행동을 기록하고, 열세 개의 연대 표지를 통해 사역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포로 제5년인 주전 593년경에 부름받았고 적어도 포로 제27년인 주전 571년경까지 말씀을 받았다(1:1-3; 29:17). 책의 정교한 배열과 일부 설명은 에스겔 또는 그의 제자들이 예언 자료를 보존·정리했을 가능성을 허용하지만, 이를 이유로 선지자의 역사적 인격과 핵심 저작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예루살렘 멸망 전후의 구체적인 날짜와 포로 공동체의 상황은 책의 역사적 토대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과 지도층·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포로 공동체 가운데 살았고,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와 성전이 남아 있었다. 많은 사람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하리라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와 폭력은 계속되었다. 에스겔은 성이 반드시 무너지고 성전도 심판받을 것을 상징 행동과 환상으로 선포했다. 주전 587/586년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도착한 뒤에는 메시지의 무게중심이 회복으로 이동한다. 책은 포로민이 헛된 낙관과 절망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며 그분이 친히 이루실 내적 갱신과 임재의 회복을 바라보게 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3장은 이동하는 보좌와 여호와의 영광 환상, 두루마리를 먹는 소명, 파수꾼의 책임을 다룬다. 4–24장은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을 알리는 상징 행동, 성전의 가증한 우상숭배와 영광의 이탈,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 개인 책임과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을 선포한다. 25–32장은 암몬·모압·에돔·블레셋·두로·시돈·애굽을 향한 심판을 통해 여호와께서 열방도 다스리심을 밝힌다. 33장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과 함께 파수꾼 사명을 새롭게 하며 책의 전환점이 된다. 34–37장은 거짓 목자 대신 다윗의 한 목자, 새 마음과 새 영, 마른 뼈의 소생과 두 막대기의 연합을 약속한다. 38–39장은 곡의 최종 공격과 패배를, 40–48장은 새 성전과 예배, 돌아온 영광, 생명의 강, 새 땅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성읍을 보여 준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이다. 여호와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고 포로지에도 나타나며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인다. 하나님은 성전 안의 은밀한 우상숭배와 폭력을 보시고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게 하신다(8–11장).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를 이긴 사건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이름을 더럽힌 백성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사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백성을 씻고 회복하신다(36:16-32).

파수꾼인 선지자는 악인에게 경고하고 각 사람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 18장의 개인 책임은 조상과 사회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 세대가 조상의 죄를 핑계 삼아 회개를 거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동시에 새 삶은 인간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자기 영을 그들 안에 두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36:26-27). 하나님의 주권적 갱신과 인간의 회개 책임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반복된 언약 배반으로 되돌아본다. 왕과 제사장과 거짓 목자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친히 찾고 ‘내 종 다윗’ 한 목자를 세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다(34:11-31; 37:24-28). 새 출애굽과 정결, 새 마음과 성령, 마른 뼈의 부활과 남북 왕국의 연합은 포로 귀환을 넘어 새 언약 공동체의 창조를 바라본다. 마지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죽은 땅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핵심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니라 거룩하신 왕이 정결하게 된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새 창조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에스겔서의 그리스도와 복음은 흩어진 양을 찾는 목자, 새 언약의 성령,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라는 고유한 흐름에서 드러난다. 예수님은 양을 착취한 목자들과 달리 양을 알고 찾아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며, 다윗의 한 목자로서 한 무리를 이루신다(겔 34:23; 요 10:11-16).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정결의 길을 열고 높아지신 뒤 성령을 부어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과 말씀은 절망한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는 성령의 생명 사역을 보여 준다(37:1-14).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전이며,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은 성령과 새 창조 안에서 충만해진다(요 2:19-21; 7:37-39; 계 22:1-5).




9. 읽는 방법

에스겔의 기괴하고 강렬한 환상을 현대 기술이나 특정 국가와 억지로 대응시키지 말고, 고대 성전·왕권·제사장직·언약의 상징과 책 전체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보좌마차의 세부를 상상력으로 채우기보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임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곡과 마곡도 오늘의 어느 민족을 단정하는 암호로 사용하지 말고, 회복된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최종 집결과 하나님의 결정적 승리를 상징하는 예언적 그림으로 읽어야 한다.

40–48장의 성전 환상은 포로 귀환기의 문자적 건축 설계도로 축소하거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뒤로 돌려 동물 제사가 구원의 수단으로 다시 필요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환상이 강조하는 완전한 거룩과 질서, 돌아온 영광, 생명수와 새 땅을 먼저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 및 최종 새 창조에서 전개되는 정경적 성취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성적으로 충격적인 비유들은 우상숭배의 배신을 고발하는 예언적 수사임을 이해하되, 폭력 피해자에게 수치와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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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1:1-3:27)

1. 서문: 선지자의 사회적 시공간적 상황(1:1-3)

2. 하나님의 보좌마차에 대한 환상(1:4-28)

3. 선지자의 소명(2:1-3:15)

4. 파수꾼으로서의 임무(3:16-27)


1. 서문: 선지자의 사회적 시공간적 상황(1:1-3)

1절은 에스겔이 제30년 넷째 달 다섯째 날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신성한 이상들”(divinity visions)을 보았다고 말한다(43:3). 그때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힌지 제5년되던 때였다(BC 593년, 2절). 그러나 제30년이 바벨론 시대를 기준하여 말하는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지는 확증할 수 없다. 3절은 에스겔에 대한 보충설명이 주어진다. 에스겔이 가장 마지막에 받은 신탁은 포로기 제27년(BC 571년,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15년, 29:17)에 주어졌다.




2. 하나님의 보좌마차에 대한 환상(1:4-28)

에스겔은 이사야 선지자(사 6장)와는 다르게 매우 동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에스겔은 다가 오고 있는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번쩍이는 빛을 보았고 그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6절, cf. 각 생물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10절)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였다(14절). 그 생물들 옆에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16절) 여러 개의 바퀴가 있었다. 이 바퀴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사방 어느 각도로도 움질일 수 있었으며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다(17-18절, 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하심을 상징한다). “생물의 영”(20, 21절)이 바퀴들 가운데 있어서 영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생물들도 움직였다. 네 생물은 주님의 보좌마차를 끄는 그룹들이다(10:1-15, cf. 시 18:10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은 동적 이미지뿐 아니라 심판의 이미지 또한, 동반한다. 불과 번개 에 둘러싸여 폭풍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용사의 출현을 묘사하는 방식이다(시 18:9-14, 나 1:3). 거룩한 용사는 마치 전차를 타고 오시는 것 같다. 문제는 그분이 “북쪽에서부터”(4절) 오신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쪽은 유다 적들의 근원지로 이해되며 거룩한 용사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 그 생물(그룹)들의 모습은 위압적이었다(22절).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24절). 그들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었고 그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었는데, “사람의 모양”(26절)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형상에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28절). 무지개는 큰 심판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헤세드]은 지켜질 것이다.




3. 선지자의 소명(2:1-3:15)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1:28).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아담의 아들)야, 일어서라” 하시고 그분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다. 이 장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숨을 불어 넣으시고 살리신 장면(2:7)을 연상시킨다. 또한, 앞으로 있을 “살아나는 마른 뼈들 환상”을 내다본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2:3-7, 3:1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격려하신다. 백성들은 심히 패역하고 에스겔에게 가시와 전갈같을 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2:6, 3:9).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며 먹이신다(2:8-3:2).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3:3).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이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다시 언급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3:7). 그들은 이방 민족보다도 더 강퍅한 민족이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환상과 임명이 끝날 때 “주의 영”은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큰 찬송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3:12-13). 에스겔은 “주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나아간다.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근심하고 분노하였으며 “여호와의 손(권능)”은 에스겔을 힘있게 하셨다(3:14). 3:15의 “두려워 떨며”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놀람과 충격을 말하는 것이다.




4. 파수꾼으로서의 임무(3:16-27)

놀람 속에 7일을 지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신다(17-21절). 만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인과 함께 의인도 깨우쳐야 한다. 만약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것이고, 에스겔이 경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피 값은 에스겔에게서 찾게 될 것이다. 만약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 그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면 의인과 에스겔의 생명이 보존되겠지만,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그들과 에스겔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권능)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로 나간다(22절). 그리고 그곳에서 1장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된다. “주의 영”이 엎드린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24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감금이 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5-26절). 에스겔은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책망하거나 설득할 수 없게 된다(26b절).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 할 때만 입이 열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27절). 최소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전달하는 것이다.






II. 멸망의 신탁(4:1-24:27)


1. 예루살렘과 그 땅에 대한 예언(4:1-7:27)

(1) 상징행위#1: 포위당한 성(4:1-3)

(2) 상징행위#2: 포복한 선지자(4:4-8)

(3) 상징행위#3: 포위당한 자들의 음식(4:9-17)

(4) 상징행위#4: 삭발한 머리(5:1-4)

(5) 상징행위들에 대한 해석(5:5-17)

(6)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심판(6:1-14)

(7) 끝이 이르렀다(7:1-27)

(1) 상징행위#1: 포위당한 성(4:1-3)

에스겔의 첫 번째 “상징 행위”는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그 이유를 상징한다. 에스겔은 토판에 예루살렘의 지도나 그림을 그린 후 적군이 성을 포위하듯 그 성을 에워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에스겔과 그 성 사이에 철판(iron plate, 레 26:19)을 세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이 단순한 인간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의 결과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상징행위#2: 포복한 선지자(4:4-8)

이번에 에스겔은 포위당한 희생자의 역할을 한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결박 당한 채로 처음에는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그다음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 “유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그 하루는 1년을 의미한다(cf. 그러므로 390년은 성전 건축 이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기간을, 40년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형벌의 기간을 상징한다-이완 두굿). 에스겔은 그렇게 엎드린 자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해야 한다. 그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해진 날수는 한편 희망을 전한다. 형벌의 끝이 있다는 것이다. 총 430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에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을 상징한다(출 12:40).

(3) 상징행위#3: 포위당한 자들의 음식(4:9-17)

그리고 이번에는 포로의 할당량만큼만 먹으면서 생존해야 한다. 여러 잡곡들로 빵을 만들어 390일동안 먹어야 한다. 빵 200g과 물 0.6리터가 일용할 양식이다. 그 빵은 인분으로 구워야 했기에 “부정한 빵”이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께 항변하자(14절) 하나님께서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버리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 떨게 되고 “그들의 죄악 중에서” 쇠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6-17절).

(4) 상징행위#4: 삭발한 머리(5:1-4)

에스겔은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 일도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레 21:5). 이사야 7:20에서는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제 이사야 7:20의 심상이 구체적인 형태로 시연된다. 에스겔은 머리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성읍이 포위될 때에 그 삼분의 일은 불 태우고 삼분의 일은 칼로 자르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털 중 조금을 옷자락에 쌌다가 그 중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야 한다.

(5) 상징행위들에 대한 해석(5:5-17)

털을 삼분의 일씩 나누어 했던 행동에 대한 해석이 12절에 나온다. 그러나 이 단락의 전반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벌을 내리시는 지를 알려준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7절, 레 26:14-15).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렵혔”다(11절, 레 26:1-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다. “전염병, 칼, 기근”에 대한 언급(17절, 6:12)은 더욱 레위기의 언약적 저주(레 26:25-26)를 연상시킨다.

“이 언약의 정황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이 임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에 다가오는 심판은 마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생각해낸 임의의 재난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심판은 언약의 파기자들에 대한 저주의 집행이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여전히 소망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마지막 상징행위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레위기 26장에 언급된 언약적 저주의 회상이 26:44-45의 약속(‘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완 두굿)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쏟아 부으신 후에,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13절, 16:42). 여호와는 질투(열심-13절)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출 34:6).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헤세드]을 지키실 것이다.

(6)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심판(6:1-14)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칼을 산들에 임하게 하여 산에 있는 산당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는 의인화 되며 그들의 시체들은 부서진 우상들 앞에 엎드러지며 결국, 산당들과 분향단들(태양상들)과 함께 황폐하게 될 것이다(5, 13절, 레 26:30). 그러나 “살아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사로잡혀 간 곳에서 자신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8-9절, cf. 이완 두굿은 9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한다. “나는 간음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심판 때문에 상심하였다. 이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제단은 무너질 것이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징계)하는 목적을 말씀하신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탄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20:43, 36:31 “스스로 미워하다”). 하나님의 이 목적은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강조된다(7, 13, 14절).

(7) 끝이 이르렀다(7:1-27)

7장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끝났다”이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미 판결이 내려져서 형벌 집행이 시작되리라는 것이다. 3:26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막으시고 백성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가득한 분노를 쏟아 부어야 할 시간이다(5:1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렵혔기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하셨다(5:11). 7장도 같은 어조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다(4, 9절).

이제 유다의 죄가 무르익어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10-12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악때문에 죽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13,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칼, 전염병, 기근”(15절)으로 임할 때에 은도 금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19절, 잠 11:4).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으므로 약탈자들이 그것들을 노략하고 하나님의 성소와 함께 다 더럽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20-24절). 이 모든 패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이 더이상 하나님의 말씀(묵시)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13, 26절, 12:22).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지도자들의 모략을 거둬가실 것이다(22, 26절). 백성들은 평강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만 있을 것이다(25, 18, 27a절).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행위에 따른 철저한 심판을 선포한다(27b절).

・ 2. 성전 환상(8:1-11:25)

이 단락은 하나의 환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성전 환상(8:1-11:25)

(1) 가증스런 네 장면(8:1-18)

(2) 예루살렘 멸망의 환상(9:1-11)

(3)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보좌마차(10:1-22)

(4)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11:1-15)

(5) 포로들을 위한 소망(11:16-25)

(1) 가증스런 네 장면(8:1-18)

이 환상은 여호야김의 포로기 제6년째 되는 해(BC 592년-첫 번째 환상 14개월 후, 4장에서 명령된 430일이 끝났을 즈음)에 보여졌다. 이어지는 환상들은 7장의 신탁에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이다. 어느날 유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묵시)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고 에스겔은 그때에 1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비전)을 본다(4절). 그리고 “주의 영”에 이끌려 성전의 북문 입구에 이르게 된다(cf. 이완 두굿은 성전 안뜰이 아닌 성읍 북문에 이르렀다고 본다).

① 먼저 에스겔은 제단문의 북쪽 입구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 있는 것을 본다. 아마도 이 우상은 아세라 여신이었을 것이다(왕하 21:7).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6절)고 말씀하신다.

② 두 번째는 뜰에 있는 담을 허물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각종 동물을 그린 벽 앞에서 70명의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가 분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12절)고 하며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는 가증한 일을 했다.

③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다. 아세라 신상이 가나안의 것이라면 동물의 형상에게 분향하는 것은 애굽에서 온 것 같다. 그리고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것은 바벨론의 제의다. 바벨론의 예배자들은 “두무지(Dumuzi)” 신의 죽음을 애곡함으로써 그 신의 회귀(부활)를 재촉한다고 믿었다.

④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된다. 성전 현관문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 태양신을 향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며(17절)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들은 그 땅을 폭행과 피로 가득채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18절, 9:9-10).

(2) 예루살렘 멸망의 환상(9:1-11)

이어지는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무기를 든 여섯 사람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 한 사람(‘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하시고(4절) 그들은 죽이지 말라고 하신다(계 9:4). 그리고 살인 무기를 든 자들에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하신다. 또한, 성전을 더럽히고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땅을 버리신 것이다(9절). 하나님의 명령은 실행되었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자신만 홀로 남은 것을 보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모두 멸하십니까하고 항변한다(8절).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단호하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금 반복하여 말씀하신다(9-10절).

한편 마지막 절(11절)은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보여 준다. “가는 베옷을 입고 먹 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멸망 중에 살아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마치 1:28에서 무지개가 임박한 하나님의 분노의 폭풍우를 완화하는 것과 같다. 출애굽의 시기에는 정해진 표시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파멸을 모면할 피난처가 있었다”(이완 두굿).

(3)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보좌마차(10:1-22)

8장부터 시작된 하나의 환상의 전체 구조를 볼 때, 9장부터 10장 7절까지는 “장로들과 함께 시작하는 가증스런 제의들과 사회 부정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 준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포로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11:16).

에스겔은 1장에서 보았던 그 그룹들(생물들-20절)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1:26)을 다시 본다(1절).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가득히 가져다가 성읍 위에 뿌리라고 명령하신다(2절).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의)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구름은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는 뜰을 가득채운다(4절). 그룹은 떠나려는 듯 큰 날개 소리를 낸다(5절).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1장에서와같이 그룹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이 나온다(9-17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시기 위해 그룹들(마차) 위에 “서신다”(18절). 이제 그룹들은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간다(19절). 마지막 순간에 그룹들은 성전의 동문에 잠시 머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신다(11장). 그 후 하나님의 영광을 성읍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신다(11:23).

(4)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11:1-15)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기전 마지막으로 성전 동문에 머무실 때(10:19)에 “주의 영”이 동문에 있는 25명의 사람들(장로들)을 보게 하신다. 그들 가운데 “야아사냐와 블라댜”라는 고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었다(2절). 3절의 의미는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지만 문맥상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한 가마에 보존된 최상급 고기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대니얼 블록). 그들은 예루살렘의 혼란한 틈 속에 자신들을 떠오르는 새 지도자층으로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의 땅을 차지하고 다른 형제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시며 그들이 “가마 속의 고기”가 아니며 성에서 끌려 나와 변방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7-11절).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며(6절),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를 행했다(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에스겔이 받은 예언을 할 때에 “블라댜”가 죽었다. 에스겔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9:8에서와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지 마시기를 중보한다(13절).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죽을 것이다-21절),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멀리 쫓겨난 자들”을 통해 타나날 것이다.

(5) 포로들을 위한 소망(11:16-25)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을 멀리 이방 나라 가운데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다(16절).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17절). 그들은 돌아와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36:26-27). “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나뉘지 않는 충성을 뜻한다(렘 32:39).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들과 함께 성읍을 떠나 성읍 동쪽 산에 머무셨다(23절).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이끌리어 다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한다(24-25절).

・ 3. 또 다른 심판들의 신탁들(12:1-24:27)




3. 또 다른 심판들의 신탁들(12:1-24:27)

(1) 포로기를 예비하는 상징 행위(12:1-20)

(2) 예언은 더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12:21-28)

(3)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13:1-23)

(1) 포로기를 예비하는 상징 행위(12:1-20)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은 후에도 남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며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1절)에게 그들이 반드시 포로로 잡혀 갈 것에 대해 “상징 행위”를 통해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행세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에스겔은 그들의 “목전에서”(3, 4, 5, 7절) 낮부터 밤까지 끌려가는 행세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행동의 의미를 물을 때에는 분명한 말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거기에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며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었다(12-13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5-16절). 살아 남은 적은 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놀라고 근심하는 가운데 음식과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18-19절). 이 상징 행동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을 알려야 한다.

(2) 예언은 더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12:21-28)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22절)는 속담이 전해지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27절)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에스겔의 예언을 가벼이 생각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24절, 13:6)에 속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묵시가 그들의 “생전에”(25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러한 말들이 다시는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허탄한 묵시”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3장에서 이어진다.

(3)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13:1-23)

1-16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17-23절은 주술적인 방식으로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경고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며(6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2-3절)로 실상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를 보는 자들이다(6, 7, 8, 9절). 그들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함으로 백성들을 유혹한다(10, 16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항하여 전쟁이 없을 것이며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풀리 거라는 예언들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9절, cf. 느 7:63-64). 또한, 그들을 “회칠한 담”을 허물듯이 망하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실 것이다(14절).

남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다면, 여자 선지자들은 아예 부적 등을 사용하며 주술적인 방식으로 거짓말을 지어 내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였다. 그들은 “두어 움큼 보리와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거짓말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악을 행했다(19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인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악인을 격려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였다(22절). 그들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더이상 부적을 사용하지 못하고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실 것이다(21, 23절).

(4) 내적인 우상숭배(14:1-11)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했다면 이제는 선지자들을 찾아 거짓된 예언(평화를 말하는 예언)을 듣기 원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한다(10절).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 곧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으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보응하시겠다는 것이다(3-4절). 장로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마음에 우상을 들이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려 한다(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친히 응답하셔서 대적하시고 백성 가운데 끊으실 것이다(8절). 그러므로 에스겔은 이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외쳐야 한다(6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혹을 받아 거짓을 말하며 그런 거짓에 미혹되는 자들을 끊으심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더렵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11절).

(5)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14:12-23)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필연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신다. 어느 나라가 “범법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므로”(언약 파괴를 암시함) 기근(13절)과 사나운 짐승(15절)과 칼(17절)과 전염병(19절)의 재앙을 받는다 할 때(레 26장, 계 6:1-8),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도 구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은 레위기 26장의 언약적 저주의 임함을 보여주며 “노아와 욥”은 구약성경에서 유명한 의인이다. “다니엘”은 논란이 있는데 에스겔 동시대의 인물인 성경의 다니엘을 의미할 수도 있고(그러나 철자가 다르다), 우가릿 아카트 서사시(Ugaritic Aqhat epic)에 나오는 정의로운 왕을 가리킬 수도 있다. 어쨌든, 강조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그 나라에 의로운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리라는 것이다(cf. 렘 15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기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죄인들은 살아 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예루살렘에는 이 네 가지 형벌을 동시에 내려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1절). “그러나” 뜻밖에도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2절).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서 포로로 “끌려나온” 자들이다. 이것은 분명 소망의 메시지다. 그럼에도, 살아 남은 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생존을 기뻐하거나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몇몇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미 포로된 자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과 소행”을 보이고 그에 따른 심판이 정당함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22-23절).

포로민들은 “위로를 받는다”[나함]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대니얼 블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생존자들이 바벨론에 도착하기전까지 청중은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진노를 퍼부은 것을 보고 당혹해하며, 과연 그것이 여호와의 공의에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불경건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옳았음을 깨닫고서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함’은 긴장 관계가 완화된다는 의미를 전해 준다. 여호와의 공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은 진정될 것이고,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포로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표현은 결코 그들의 정당함을 변호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도리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주민들의 죄가 포로로 있는 자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16:54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로 “위로하다”[나함]는 표현을 사용한다).

(6) 가치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15:1-8)

15-19장은 일련의 확대된 비유적인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예루살렘 멸망의 필연성을 다룬 14장의 메시지를 발전시킨 것이다.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 다른 나무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도 없고 땔감으로 쓸 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나무가 이미 불에 탔다면 그것은 무엇을 만들기에 더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부반응 없이 당연한 이야기로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루살렘 주민”과 같다(6절)라고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그 비유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와 같으며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7절) 그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범법”(14:13)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이다(7절).

(7)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비유(16:1-63)

16장은 예루살렘의 영적 음란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문하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루살렘의 참된 모습을 폭로한다. 예루살렘 성읍(여성)은 가나안 출신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3절,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사실이다-수 10:6). 그녀가 태어날 때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못한 채 버려졌다(4-5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인 여아(예루살렘)를 거두어 키워주셨다. 커서도 알몸인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었고 언약하여 아내를 삼으셨다(8절). 이제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며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며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9-14절).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을 하며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15절).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셨던 모든 것(옷, 보석, 음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16-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쳐 불살랐다(20-21절). 그녀의 행위는 23-34절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그녀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25절) “하체가 큰” 애굽과도 심히 음란히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26절, 렘 2:36).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셨지만 그녀는 음욕에 불타서 앗수르와 갈대아와도 행음하였다(27-29절, 왕하 16:7, 20:12-19).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가 “방자한 음녀의 행위”이며,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는 간음한 아내라고 말씀하신다(30, 32절). 그녀는 창기(매춘부)만도 못한데 그 이유는 그녀는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자기가 사람들에게 값을 주면서 행음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33-34절).

35-43절은 음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행음하고 사랑했던 모든 자를 사방에서 불러와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을 가리킨다. 그녀는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무리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벌을 받게 됨으로 음행을 그치게 될 것이다(40-41절, 신 22:22). 그렇게 그녀가 행한 대로 보응함으로써 그녀는 음행을 멈출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는 그치고 다시는 노하지 않게 될 것이다(42-43절).

44절에서 그 심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바뀐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과 결혼한 헷 사람이다(cf. 3절). 예루살렘의 언니는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소돔이다. 문제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소돔의 음행을 적게 여기 그보다 더 심하게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가증함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로워 보이게 할 정도였다(51-52절). 한때 예루살렘이 거만하여 소돔과 사마리아의 가증한 죄를 비난했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된” 소돔과 사마리아를 볼 때에 자신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한 일로 인하여 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53-58, 61절). “소돔의 회복”에 대해 대니얼 블록은 “사해를 포함한 유다 남쪽지역, 혹은 이스라엘 인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에 대한 환유법”으로 이해한다. 어쨌든, 초점은 예루살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하였고 배반하였다(59절). 그러니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써 예루살렘이 어렸을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고(62절),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스스로 미워하게) 하사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63절). 이는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사상이다(20:43, 36:31).

(8) 포도나무와 두 독수리 비유(17:1-24)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allegory)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신다. 수수께끼는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숨기는 표현방법이고, 비유는 진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함으로써 근저에 있는 진리를 밝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렇다(3-8절).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커다란 백향목에서 새로 돋는 가지를 꺾어 그것을 “장사꾼들”[케나안]의 땅, 곧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독수리는 큰 물가 옥토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는 그 독수리의 보호아래 “낮게” 자라갔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자기를 심어준 그 독수리를 배반하고 물을 얻고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뻗쳐 나갔다. 하나님께서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배반에 대해 평가하신다(9-10절). 그 포도나무는 첫 번째 독수리의 화를 사서 뿌리가 뽑힐 것이며 마르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12-18절). 유다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낮추어”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있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시드기야는 맹세한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왕은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일은 단순히 외교정책의 실패나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사건에 대한 유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다. 시드기야(이스라엘)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 반역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19-20절).

후반부(22-24절)는 보다 긍정적인 언어로 우화를 수정한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없는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현재의 백향목 가지(여호야긴)나 포도나무(시드기야)에게는 소망이 없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향목에서 “새싹”(cf. 사 11:1)을 취하여 높은 산 위에 심으실 것이며, 새 백향목이 이스라엘의 시온 산 위에 우뚝 솟아 각양 새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cf. 막 4:30-32). 이러한 일을 통해 열방(모든 나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9) 응답된 신포도에 대한 비유(18:1-3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속담”(‘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을 지적하시며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신다. 사람들(그들이 포로기의 사람이든, 멸망을 앞 둔 사람이든)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상황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19절, cf. 애 5:7, 렘 31:29-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있으니(4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30절). 5-18절에 이르는 내용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삼대를 이야기 하며 각 사람이 자신의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가 행한바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20절, 신 24:16).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담에 속아 두 가지 큰 잘 못을 범하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들이 받는 벌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여기는 태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 세대만큼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만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잘못은 첫 번째 태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써, 그들이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심판하시니 “돌이켜 회개하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다(30-31절).

이야기는 더욱 진전되어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할 경우와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할 경우 어떻게 될지를 말한다(21-29절).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의 과거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한다면 그의 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의를 행했던 자가 돌이켜 범죄한다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25, 29절).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기준에서 악한 자들은 어찌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러한 생각은 자신들을 정죄할 뿐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마음과 영을 새롭게”(31절)하는 자들을 반드시 받아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 의로워지거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에스겔서의 절정에서 분명히 드러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주셔야 한다(36:26-27). 선지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cf. 렘 31:18, 애 5:21, 신 10:16, 30:6). 그러나 우리는/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스스로 돌아서기를 갈망해야 한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드실 것이다.

(10) 두 사자 새끼에 대한 비유(19:1-9)

여기서 에스겔은 이전 장들과 마찬가지로 회회적 이야기를 계속 사용한다. 그는 산문에서 운문으로 전환하며 애가 혹은 장송가의 형식을 취한다. 첫 이미지는 새끼들을 낳은 어미 사자에 관한 것이다. 어미 사자는 한 마리의 새끼 사자를 길렀고 그 사자는 사람을 삼킨다. 그 결과 그 사자는 열방에 잡혀 “애굽 땅”(4절)으로 끌려간다. 이후 어미 사자는 다른 새끼 사자를 키우고 그 사자는 더욱 파괴적으로 행동한다. 결국, 그 사자도 열방의 사냥감이 되어 “바벨론 왕”(9절)에게 끌려가 옥에 갇힌다.

애굽과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언급은 그 새끼 사자들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혹은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아마도 시드기야에 대한 비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뿌리 뽑힌 포도나무일 것이다. 대니얼 블록은 여호야김을 두 번째 사자로 제시한다). 이야기의 논점은 유다 왕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11) 뿌리 뽑힌 포도나무의 비유(19:10-14)

두 번째 이미지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피’로 번역됨)에 심겨진 포도나무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무성하여 “통치자의 규”(11절)가 될만 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구름 위로 높이 자랐다”(‘굵은 가지 가운데’로 번역됨). 결국,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그 포도나무는 뽑혀서 메마른 땅에 심긴다. 그 열매는 불에 타고 “통치자의 규”가 될만한 강한 가지는 남지 않게 된다.

포로나무는 유다이며 왕들이 그 줄기에서 나왔다. 그 중 높아진 가지(시드기야)는 포도나무 전체를 망치고 뽑히게 만들고 다른 곳에 심기게 만든다. 이 비유는 17장의 시드기야의 상황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12) 반역의 이스라엘 역사(20:1-44)

에스겔은 여기서 직선적인 역사 언어로 전환한다. 에스겔은 14장에서와같이 주의 말씀을 묻고자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포로 공동체의 평민 지도자들-렘 29:1)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8:1, 14:1과 각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 온 장로들에게 붙여진 죄명은 우상숭배였다(8:11, 14:3, 20:30-31).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배타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는 일(우상숭배)을 겸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맹세코 그들의 “묻기/찾기”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3절, cf. 31절).

하나님께서는 18장의 삼 대에 관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삼 대를 언급하신다. 애굽에 살았던 세대(5-10절), 광야 세대(11-17절), 그 후손들(18-29절). 각 세대의 역사는 여섯 단계의 사이클로 표현된다.

① 여호와의 자기 계시(5-6, 11, 18-19절)

② 일관된 헌신에 대한 도전(7, 12, 19-20절); 안식일에 대한 강조(출 31:16-17, cf. 이완 두굿의 주석 p. 339)

③ 이스라엘의 배반(8, 13, 21절)

④ 주의 진노의 위협(8b, 13b, 21b)

⑤ “내 이름을 위하여” 제한된/지연된 진노(9, 14, 22절)

⑥ 제한된 심판의 행동(10, 17, 23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손들도 결국은 그들의 조상들같이 “삶을 얻게 하는 율례”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다. 문제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같이 가증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며 아들까지도 화제로 드렸다(30-31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31b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반드시 진노를 쏟아 부으시며(33-34절), 심판하사 반역하는 모든 자를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35-38절).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에 목숨을 거신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39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일(포로 귀환-41절)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40-41절), 참회하게 되고(43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게 될 것이다(44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신을 더렵히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렵혔지만(30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더러운 행위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41절, 36:23).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실 지에 대해서는 36:24-27이 말해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36:22)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씻기시고 새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영을 두사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13) 칼의 노래(20:45-21:32)

이 예언 본문은 다음의 네 단락으로 나뉜다.

① 비유와 해석(20:45-21:7)

② 칼의 노래(21:8-17)

③ 예루살렘과 통치자에 대한 심판의 신탁(21:18-27)

④ 암몬과 칼에 대한 심판의 신탁(21:28-32)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칼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둘 다 그 재앙이 “남에서 북까지”(20:47, 21:4) 이르는데 이는 남쪽 즉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으며(20:48) 하나님의 칼은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을 것이다(21:5).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슬퍼하며 탄식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재앙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21:6-7).

21:8부터는 칼에 대한 신탁이다. 칼의 날카로움과 빛남이 강조되며(10, 15절)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하시며 놀람의 표현으로 넓적다리를 치라고 하신다. 이제 에스겔은 손뼉을 쳐서 칼이 심판을 시작하도록해야 한다. 칼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치게 한다. 이것은 대량 학살을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하나님의 위협적인 몸짓과 결심을 드러내는 일이다(17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길 표지판 위에 세 방향을 가리키는 교차로를 표시하라는 상징 행위를 명령하신다. 갈래 길에서 한 쪽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에 이르는 길을 표시하고 다른 한 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면 바벨론 왕은 갈래 길에서 어느 족속을 치러 갈지 점을 쳐서(21:21)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의 언약을 깬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죄악은 기억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21:23-24).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시드기야)은 왕관이 벗겨지고 낮춰질 것이며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21:27a). 27b절은 “심판의 주관자”(한글개역개정은 ‘마땅히 얻을 자’ 즉 느부갓네살)가 오면 그에게 심판을 맡길 것이라는 뜻이다(cf. 23:24b). 그러나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유다에게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창 49:10)은 지켜질 것이다(cf. 21:10, 13).

심판은 유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바벨론 왕이 갈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함으로 암몬은 심판을 피한 것같았지만 결국, 그들도 “죄악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21:29).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칼”도 이제는 칼집에 꽂히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21:30).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까지 “진노의 불”로 태우시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14)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22:1-31)

본 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가증스러움을 상세히 알리는 원고측 변호사로 부름받는다. 그 가증스러움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4절). 예루살렘의 죄는 한마디로 “피흘림과 더러움”이다. 피흘림은 인간에게 범하는 죄라면 더러움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사 52:1)이라 불렸지만 이제 “이름이 더러운 자”(5절)라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cf. 16절).

6-12절은 예루살렘(특별히 고관-왕들)의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을 제시한다. 그들은 부모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의 성물들과 안식일을 더렵혔다.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음행들과 불의를 행하였다. 이러한 고발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특별히 레위기 18-20, 25장)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나를 잊어버렸다”(12절)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의 결과는 멸망뿐이다(신 8:1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흩으시는 일”을 통하여 그 더러운 것을 “끝내실 것”[타맘]이다(15절). “타맘”은 기본적으로 ‘완수하다’는 의미를 지니며 ‘완전함을 보이다’는 뜻으로도 번역된다(시 18:25).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으시는 일”(19절, cf. 20:34)과 “분노의 불”(21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정결케하실 것이다(cf. 사 1:21-31, 48:10, 말 3:2-3).

그러나 BC 605년과 597년의 불 심판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24절). 선지자들은 거짓 복술을 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과부의 재산을 탈취한다. 제사장들은 ‘성과 속’, ‘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럽힌다(26절). 고관들은 착취하며 영혼들을 멸하다. 백성들 또한, 다르지 않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학대한다. 그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분발하는 자가 없다(30절, 13:5 ‘선지자들 중’).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보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15) 음란한 두 자매에 관한 비유(23:1-49)

16장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확대된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의 역사와 미래를 묘사한다. 그는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이 과거의 행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임을 지적하기 위해 충격적일 정도의 노골적인 언어를 쓰며 성적 타락을 그린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오홀라(사마리아)와 오홀리바(예루살렘)이다. 그 둘은 젊었을 때부터 애굽 사람과 행음하였으나(3, 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다. 그런데 오홀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음에도 앗수르 남자들과 행음하며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렵혔다(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홀라를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 수치를 당하며 죽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북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이다.

한편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보고도 언니보다 더 심하게 음행하여 더러워졌다. 오홀리바는 처음에는 앗수르 사람들을 욕망하더니(12절, cf. 왕하 16:5-7) 후에는 바벨론 사람들을 욕망하여(16절, cf. 왕하 20:12-13) 그들에게 하체를 드러내고 “더럽힘”을 당하였다(17절). 그러나 여전히 오홀리바는 젊었을 때 애굽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19-21절). 이는 남유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심판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영적 음행을 더욱 심하게 저질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유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된 자들을 충동하여 그녀를 치며 재판하게 하실 것이다(22-24, 28절). 그들이 그녀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고 남은 자들을 죽이며, 그녀의 옷을 벗긴 채로 두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26, 29절). 이처럼 하여 오홀리바는 애굽에서부터 해오던 음행을 그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27절, cf. 48절). 이 모든 심판은 그녀가 하나님을 잊고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렵혔기 때문이다(30, 35절). 그녀는 그녀의 언니(오홀라)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언니(사마리아)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31-33절).

에스겔은 나머지 절에서(36-39절)에서 한 번 더 원고측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증한 죄에 대해 말하게 하신다. 그 죄는 22장에서 지적되었던 것과 같이 “피흘림과 더러움”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낳아 준” 자식들을 죽여 우상에게 화제로 바쳤다(37절). 그들은 “그날에”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렵혔으며 성전에서도 그렇게 했다(39절). 그들은 멀리까지도 사절을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고 그들에게 잘보이려고 온갖 환대를 했다(40-42절). 그녀는 이제 “늙은 창녀”이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음행을 한다(43-44절). 이제 간통한 그녀들은 재판을 받고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45, 49절). 그들은 약탈을 당하며 돌에 맞고 칼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심으로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심”으로 모든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그 음행을 본받지 않게 될 것이다(48절, cf. 27절).

(16) 가마솥의 비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날(24:1-14)

이 신탁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바로 그날(BC 587년 열째 달 열째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신탁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가마솥의 비유를 베풀라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성은 “피를 흘린 성읍”(22:2-13)이며 “녹슨” 가마이다. 그 안에는 조각난 양고기 덩이들과 뼈들로 가득 채워지고 삶아진다. 그 후 가마솥의 고기들은 모두 꺼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6-8절, 11:9, cf. 피를 흙으로 덮어야 함-레 17:13). 가마는 많은 장작으로 계속해서 불이 지펴지는데, 국물이 졸아들고 뼈가 타고 솥 자체가 달궈지기까지 계속된다. 그럼에도, 그 안의 녹은 제거되지 않는다(12절). 제거되지 않는 녹은 예루살렘의 타고난 더러움의 절망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예루살렘의 더러움은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쏟아질 때까지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1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14절).

(17)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예루살렘의 끝이 가깝다(24:15-27)

에스겔에게 주어진 상징 행동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명령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저녁에 에스겔이 “사랑하는”([마흐맛]=21, 25절) 아내를 죽이신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하거나 울지않고 애도 의식을 취하지 않은 채 조용히 탄식한다(16-17절). 사람들의 질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물”[마흐맛]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시며 그들의 자녀들도 칼에 죽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에스겔처럼 애도의식을 취하지 못하고 탄식만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 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24절).

그러나 이 끔찍한 상징 행동 뒤에 에스겔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마흐맛]는 것을 제거하시는 날에 에스겔의 닫혔던(3:26)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게 되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표징”(27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의 선포의 특성상 큰 전환점이 된다. 다음 이어지는 장들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후(25-32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다(34-38절).






III. 열방에 대한 신탁(25:1-32:32)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결국,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유대인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끼시는 지를 보여주며(28:26), 온 세상의 주권자와 심판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1. 암몬에 대한 신탁(25:1-7)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은 예언서의 공통 장르이며, 일반적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와, 거만한 태도나 행동(특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에 대한 문책과, 그 나라의 암울한 운명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다. 그 모든 요소들은 암몬에 대한 신탁에서 고전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완 두굿)

암몬이 지적받은 죄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훼파되고 유다 족속이 사로 잡혀 갈 때에 환호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었다(3, 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넘길 것이며, 수도 랍바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암몬은 만민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7절)는 표현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60회 이상 나타난다. 승인공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24:24, 27) 이방의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




2. 모압에 대한 신탁(25:8-11)

모압의 죄는 그들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벌을 내려 그들의 성읍들을 암몬 족속과 함께 “동방 사람”에게 넘겨 줄 것이며, 암몬은 더이상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않게 될 것이다.




3. 에돔에 대한 신탁(25:12-14)

에돔은 유다의 멸망에 가담했다(cf. 옵 11-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에돔을 남쪽(데만)에서부터 북쪽(드단)까지 전체를 전쟁으로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수이다.




4. 블레셋에 대한 신탁(25:15-17)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오랜 원한을 풀 기회를 엿본 것에 대해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해변 주민인 그렛 족속(습 2:5)을 끊으실 것이며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5. 두로와 그 통치자에 대한 신탁(26:1-28:19)

25장에 나타난 열방들에 대한 짧은 신탁과는 대조적으로 두로에 대한 신탁은 거의 세 장에 걸쳐 나타난다. 이 신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26:21, 27:36, 28:19)를 담고 있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개된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 첫째 단락(26:1-21)

첫째 단락은 두로 성에 대한 직설적인 예언이다. “제십일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이다. 두로는 경쟁국인 유다의 멸망으로 자신이 더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대적하실 것이다(3절). 여러 민족들이 두로를 칠 것이며 성벽과 망대를 헐고 노략하며 그들의 딸들을 죽일 것이다. 열방의 공격은 바다의 흉용한 파도로 묘사되는데(3절) 이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꼭 들어맞는 이미지다.

7-11절은 바벨론이 두로 성을 정복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바벨론 군대는 두로의 재물과 무역한 것을 다 빼앗을 것이며 성 전체를 헐어 맨 바위만 남게 할 것이다(12, 14절). 15-18절은 두로의 끔찍한 멸망으로 인해 “모든 섬들”(15, 18절)이 놀라며 떠는 모습을 묘사한다. 두로의 멸망은 섬들로 묘사된 주변 해상무역 상대국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등장한다(사 23:1-12, 계 18:11-24).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깊은 바다”에 가라 앉게 하고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심으로 다시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원히 잊혀지게 하실 것이다(19-21절).

(2) 둘째 단락(27:1-36)

이 단락은 애가형식을 지닌다. 애가는 전형적으로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상실을 대조한다. 에스겔은 두로를 웅장한 배의 비유로 두로의 영화를 묘사한다. 두로는 스스로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자랑하였다(3절). 두로의 배는 주변국들의 최상의 자원들로 만들어졌으며(5-7절), 그 배에는 여러 나라의 유능한 선원들과 선장, 장인들 그리고 뛰어난 군사들이 타고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8-11절). 두로는 온갖 종류의 값진 보화를 거래하는 상당히 유능한 상업 선박으로 묘사된다. 수많은 무역 상대국 명단은 두로가 취급했던 상품들이 얼마나 많고 놀라운 것들이었는 지를 제시해 준다(16, 19절). 상품목록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구성되는데, 먼저 지중해 지역과 소아시아의 지역들에서 시작하여(12-15절), 남에서 북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쳐(16-17절), 시리아(18-19절), 아라비아(20-2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소포타미아(23-24절)에 이른다. 이처럼 두로는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컸다(25절).

그러나 두로의 아름다움과 상업적 풍부함은 오로지 그 멸망의 비극을 강조할 뿐이다. 두로의 배는 “큰 물과 동풍”으로인해 허무하게 침몰한다(26절, 26:19). 배 안에 있던 모든 상품과 선원들과 선장, 장인들과 군사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그들은 겨우 목숨을 구하고 두로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며 애가를 불러 애도한다(29-32절, 26:17, cf. 계 18:17). 그들은 두로가 그의 무역품으로 여러 백성과 왕들을 풍부하게 했었음을 회상하며 놀라고 두려워한다(33-34절, cf. 계 18:15). 두로는 “경계거리”가 되고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36절, 26:21).

(3) 셋째 단락(28:1-19)

두로에 대한 마지막 신탁은 두로의 왕을 직접 향하고 있다. 두로 왕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이다. 그는 큰 지혜와 무역으로 얻은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고,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같이 만들었다(2, 6절). 3절의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단 2:47) 일 수도 있고 우가릿 아카트 서사시(Ugaritic Aqhat epic)에 등장하는 지혜의 인물일 수도 있다. 이제 참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동원하여 두로의 지혜와 영화를 꺾으며 바다 한 가운데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의 허무한 죽음은 그가 신이 아니요 사람일 뿐임을 드러낼 것이다(2, 9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 그에게 들려 주라고 하신다(11절). 두로 왕은 지혜가 충만하여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13절)에 있는 자로, “기름부음 받고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그룹”(14절)이었다. 그는 처음 아담처럼 신적 특권을 누렸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지고 많은 무역으로 인해 사악(불의)해져서 결국, 자신의 지혜와 “성소”를 더렵혔다(16-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시고 불로 살라 재가 되게 하셨다(16, 18절). 그의 운명은 앞의 두 단락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19절).




6. 시돈에 대한 신탁(28:20-23)

두로의 이웃나라인 시돈에 대한 간략한 신탁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돈을 대적하여 전염병과 칼로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7.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의미한다(28:24-2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모든 나라를 제거하실 것이다(24, 26절).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시고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24, 26절).




8. 애굽과 그 통치자에 대한 신탁(29:1-32:32)

(1) 첫째 신탁(29:1-16)

(2) 둘째 신탁(29:17-21)

(3) 셋째 신탁(30:1-19)

(4) 넷째 신탁(30:20-26)

(5) 다섯째 신탁(31:1-18)

(6) 여섯째 신탁(32:1-16)

(7) 일곱째 신탁(32:17-32)

(1) 첫째 신탁(29:1-16)

첫 번째 신탁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주어진다. 그는 큰 “바다괴물”[탄닌]로 묘사된다. 이 바다괴물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길들여져야 하는 혼돈의 세력이다. 이사야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물리쳤던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이 바다괴물 이미지를 사용하였다(사 51:9). 바로는 교만하여 애굽의 모든 부의 원천인 나일강이 자신의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자랑한다(3, 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시꾼이 강의 고기를 낚아내듯이 강들 가운데 있는 모든 고기와 “바다괴물”을 끌어 내서 광야에 던져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주실 것이다(4-5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상한 갈대 지팡이/받침대”(사 36:6)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했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애굽과 함께 상해를 입었다(7절). 애굽은 유다를 부추겨 바벨론과 대립하게 하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속이기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여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파괴는 북동쪽 경계선인 믹돌에서 멀리 남쪽에 이르는 수에네까지(10절) 이를 것이며 그 기간은 40년(11, 12절)이 될 것이다. 40년은 한 세대를 일컫는 기간이며 에스겔이 예언했던 유다의 포로 기간이기도 한다(4:6). 한편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하시는데 그들은 40년의 기간이 끝나면 흩어진 땅에서 고국(바드로스, Upper Egypt)으로 돌아와 “미약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상이하다. 그들은 더이상 누군가의 의지가 될만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더이상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16절). 이 모든 일을 통해 애굽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6, 9, 16절).

(2) 둘째 신탁(29:17-21)

이 두 번째 신탁은 포로기 제27년(BC 571년,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15년) 초반부에 주어진 것으로 날짜가 기록된 신탁들 중에서 가장 나중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때에 크게 수고한 것에 비해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cf. 두로는 반은 육지에 반은 섬에 있었기에 오랜-13년- 포위로 바벨론도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느부갓네살이 두로와 애굽을 정복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애굽은 바벨론을 위한 보상으로써 노략물이 될 것이다. 한편 애굽의 세력 약화와 함께 이스라엘의 희망을 여기서도 전한다(cf. 16절).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뿔”(힘을 상징함)이 돋아 나게 하시고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실 것이다(21절, 24:27).

(3) 셋째 신탁(30:1-19)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통곡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애굽의 동맹국들(구스=에티오피아, 붓=리비아, 룻=리디아, 모든 섞인 백성, 굽 등)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애굽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5, 8절). 파멸은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29:10)이르고 죽은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애굽의 재앙의 날”(9절)과 같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과 신상들을 부수실 것이다(13절). 애굽의 북쪽에 위치한 소안, 아웬(온/벧세메스, 헬리오폴리스), 놉(멤피스), 드합느헤스(타파네스-렘 2:16)에서 남쪽 노(테베)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도성들은 멸망 당할 것이다(13-19절). 출애굽기 때처럼 애굽의 땅은 어둡게 될 것이며 그들의 교만한 권세는 그치게 될 것이다(18절).

(4) 넷째 신탁(30:20-26)

이 네 번째 신탁은 열한째 해(BC 586년) 첫째달, 즉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주어졌다. 이 신탁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을 시작하셨음을 강조한다. 바벨론은 애굽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단기적으로 철수했다(렘 37: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의 팔을 회복할 수 없도록 꺾으셨다고 말씀하신다(21-22절). 그리고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칼”을 넘겨주어 바로와 애굽을 꺾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은 BC 525년 캠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성취된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손을 내려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25절). 이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5) 다섯째 신탁(31:1-18)

이 신탁은 열한째 해 셋째 달(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한 달 전-렘 52:6)에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위엄을 누구에게 비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시며 바로 앗수르 사람, 즉 아름답고 거대한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한다(3절). 그러면서 백향목의 초자연적인 웅장함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애굽의 위엄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6절) 신화 속의 큰 나무에 비유되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뛰어난 나무로 묘사된다(8-9절). 이는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의 그룹”(28:13-14)이라고 묘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부터 과분한 위상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로 왕은 두로 왕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 나게 된다(10-11절). 거대한 백향목은 찍혀 넘어지고 모든 나무는 두려움에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된다(12-14절).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을 “스올”로 내려가게 하실 때에 그와 함께한 모든 나무 곧 그 나무를 부러워했던(9절) “에덴의 모든 나무들”도 스올에서 내려가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16-18절).

(6) 여섯째 신탁(32:1-16)

여섯 번째 신탁과 일곱 번째 신탁은 열두째 해 즉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1년이 넘었을 때에 주어진 신탁이다. 여기서 애굽 왕은 다시 “바다 괴물”[탄닌]로 비유된다(29:3). 사자와 “탄닌”은 실제로 바로들이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미지들이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그 “바다 괴물”을 사냥하여 끌어 올리시고 뭍에 버려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게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살점은 산과 골짜기에 채우고 그 피는 땅의 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때처럼 온통 하늘을 어둡게 하실 것이다(7-8절). 많은 백성은 번뇌케 될 것이며 그들의 왕들은 애굽 당하는 멸망의 규모를 보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두려워 떨 것이다(9-10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이시며 그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12-13절). 출애굽 때에는 장자와 짐승의 첫새끼만 죽었고 이는 첫 수확에 불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수확하실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15절).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괴물”이 더렵혔던(2절) 그 강물을 맑게 바꾸실 것이다(14절). 애가는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16절).

(7) 일곱째 신탁(32:17-32)

이 마지막 신탁은 31:17-18에서 언급되었던 지하세계, 스올에 관한 생각을 확장한다(cf. 지하세계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는 그 당시에 널리 수용되었던 우주에 대한 삼층적 관점을 보여 준다. 윗층(하늘)은 신적 존재들의 집이고, 중간층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며, 그 아래에 죽음과 죽은 자들의 영역인 스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울고 또 애굽과 무리들을 지하세계에 내려가게 하라고 명령하신다(18절). 그리고 애굽은 죽임을 당해 스올에 내려간 자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스올에는 이미 여섯 나라가 그곳에 있는 것으로 열거된다-앗수르(22절), 엘람(24절), 메섹과 두발(26절), 에돔(29절), 그리고 북쪽 모든 방백과 시돈(30절). 애굽은 마지막으로 내려가 지하세계의 일곱 나라의 대미를 장식한다. 비록 그 열방들이 한 때는 강국이었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나라였을지는 모르나, 지금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할례받지 못한 자들”)로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워있는 신세이다.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도 그 죽음은 매 한 가지일 뿐이다(31-32절).






IV. 복음의 신탁(33:1-48:35)

・ 1. 전환점(33:1-33)

“에스겔 1-24장에 이르는 심판의 신탁들과 25-32장에 이르는 열방에 대한 신탁들 이후에, 우리는 마침내 34-48장에서 복된 소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대하드라마에서 33장은 전환점이 되며,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포로들에게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나쁜 소식은 새로운 어떤 것이 선포될 터를 닦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은 논리적으로 24장의 종결부분과 계속 이어진다.” (트렘퍼 롱맨3세)


1. 전환점(33:1-33)

(1) 회개에 관한 선지자의 임무와 소명(33:1-20)

(2)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33:21-22)

(3) 그 땅에 남은 자들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33:23-33)

(1) 회개에 관한 선지자의 임무와 소명(33:1-20)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7절).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으로 경고하지 않는다면 악인의 죽음에 대한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8절). 그러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하고, 그들이 에스겔의 경고의 말을 듣고도 정신차리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고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9절).

문제는 파수꾼이 아니라 백성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죄가 있어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10절)라고 하며 자포자기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인이라도 그들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다(14-15, 19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11절). 반대로 의인이라도 그들이 자만하여 죄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자기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12-13, 18절).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한다(17절).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쌓아온 “의”로 구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20절). 문제는 지금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악을 행한다면 과거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지금 의를 행한다면 과거의 범한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16절).

“설교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임박해 있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연애인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요청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위선자들과 대면하기 위하여 율법을 설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설교해야만 한다.” (이완 두굿)

(2)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33:21-22)

24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전해 줄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24:26). 이제 예루살렘의 “생존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성의 함락의 소식을 전해 준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24:27) 입이 열려 다시는 잠잠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에스겔 자신의 운명에서 급진적인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3) 그 땅에 남은 자들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33:23-33)

황폐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23-29절)과 포로로 바벨론에 와있는 사람들(30-33절)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개인과 사회의 회개할 기회로 보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를 흘리며 가증한 일과 간음을 행하는 “언약 파괴자들”에게 결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25-26절). 도리어 그들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레 26:22, 25)에 죽게 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27-29절).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에스겔에게 나와 그 말을 듣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는 “불의한 이익”(31절, 22:27)을 따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하신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게 하실 것이다(33절).

・ 2. 회복의 신탁(34:1-37:28)




2. 회복의 신탁(34:1-37:28)

(1) 새 목자(34:1-31)

(2) 갱신된 땅(35:1-36:15)

(3) 갱신된 언약(36:16-38)

(4) 갱신된 백성(37:1-14)

(5) 갱신된 단일체(37:15-28)

(1) 새 목자(34:1-31)

34장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신탁이다. 양 떼는 먹이지 않으면서 양을 잡아먹고 그 털을 입는 “포악한”(출 1:13-14, 레 25:43, 46) 목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목자들”은 유다의 왕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약하고 상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는다. 양 떼는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지만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고 내 양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낼 것이다(10절). 내가 내 양을 흩어진 모든 곳에서 찾고 건져낼 것이다(11-12절). 그리고 그들을 모아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고 좋은 꼴을 먹일 것이다(13-14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편안히 쉬게 할 것이다(15절).”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양 떼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찾으시고 싸매며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찌고 강한 양”은 제거하실 것이다(16절). 하나님께서는 양들 가운데 다른 양들을 억압하며 스스로 살찌운 양을 심판하실 것이다(18-20절).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구원하여 다시는 “노략 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22, 28절).

하나님께서 “한 목자”(23절, cf. 요 10:11, 14)를 세워 그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며 그들 중에 “왕/지도자”[나시]가 되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24, 30-3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평의 언약”(37:26)을 맺고 악한 짐승을 제거하여 그들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25, 27, 28절, cf. 호 2:18).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리실 것이며, 땅은 풍성한 소산을 낼 것이다(26-27, 29절, 신 28:4, 12).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30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시며 “아담 언약/창조언약”도 회복하신다(이완 두굿, “너희는 아담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31절).

(2) 갱신된 땅(35:1-36:15)

에스겔은 34장에서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해 선포한 후,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적 특징이 되는 가나안 땅의 미래에 관해 말한다. 35장은 에돔의 땅인 세일 산에 대한 신탁이다. 에돔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원형이자 하나님께 대적하고 선택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나라의 전형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일 산”을 향하여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나타내신다. 에돔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노렸으며 이제도 유다의 멸망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다(35:5, 10-12, 36: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그들의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시며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35:9).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말들과 그들의 대적에 대해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35:4, 9, 15).

36:1-15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씀한다. “이스라엘 산”에 대한 선포는 세일 산에 대한 선포와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말하라고 하신다. 원수들(이방인과 에돔)이 이 산들을 차지하려고 했고 부분적으로 그 땅을 빼앗아 소유로 삼았지만(36:2, 5),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분노로 그 산들이 받은 수치를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36:6-7).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들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36:8). 그 땅은 회복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지고 거주지가 건축될 것이다(36:10, 12). 다시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지 않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36:14-15). 땅 위에 사람과 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28의 창조명령을 반영한다. 재 창조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귀환이 아니라 그 원래 상태보다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다(36:11).

(3) 갱신된 언약(36:16-38)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주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약속(25-27절)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단락이다. 단락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쫓아 내셨는지를 설명하며 그들이 쫓겨났던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함으로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행위”(피흘림과 우상숭배)로 그 땅을 더렵혔다(17-18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 때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렵혀졌다(2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더렵혀진(5:6) 하나님의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23절).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국으로 다시 모아 정결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24-25절).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22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돌의”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26절, 11:19). 생명과 권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루아흐]”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율례”[호크]와 “법도/정의”[미쉬팟]를 따르려는 의지와 능력을 창조하실 것이다(27절, 11:20). 물과 성령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나타난다(요 3:5).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하게 될 것이며, 땅의 저주는 사라지고 땅이 소산을 풍성히 내며 “에덴동산”같이 될 것이다(28-30, 33-35 절). 그때에야 비로소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36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32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심을 분명히 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겸손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31절). 이러한 표현은 20:43에도 그대로 표현되었으며 6:9에서는 같은 동사가 “한탄할 것이다”라고 번역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채우실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이처럼 하여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37절).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다(cf. 14:3, 20:3).

(4) 갱신된 백성(37:1-1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루아흐]”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능/손이 내게 임했다는 표현은 그가 겪은 일이 환상임을 암시한다(1:3, 8:1, 40: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 가운데에 지나게 가게 하신다. 지나가면서 보니 그 뼈들은 매우 많고 심하게 말라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대답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3절).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으며 누구도 그 뼈들을 살릴 수 없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뼈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뼈들에게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다. 또 “생기/호흡”[루아흐]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라”(9절)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10절, cf. 2:2, 3:24에서는 “들어가고, 일어나다”는 같은 표현이 에스겔에게 적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뼈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나 그들은 뼈들이 완전히 말라있는 것처럼, 스스로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멸절되었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다(11절, 33:10). 그러므로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기”[루아흐]를 그들 속에 두어(36:27) 살리시고 무덤을 열어 거기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12-14절).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실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본문은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정당한 심판을 받고 죽음의 영역으로 넘겨져,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 내실 수 있다.... 그것[이스라엘의 새창조]은 종말론적 온전함에 대한 구약의 모든 기대가 성취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새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며, 그 신분은 옛 이스라엘처럼 인종적 기원이나 할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갈 6:12-16).” (이완 두굿)

(5) 갱신된 단일체(37:15-28)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또 하나의 상징 행위를 한다. “남유다”라고 적은 막대기 하나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적은 다른 막대기 하나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 사람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열방에서 불러 모아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이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22절)고 말한다.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하나”이며 열 번이나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은 다시는 두 민족으로 분열되지 않을 것이며(22절) 더이상 우상들과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23절).

또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한 목자”로 세우실 것이다(24절, 34:23-24). 이스라엘의 분열의 문제는 왕의 실패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이 영원히 약속에 땅에서 쫓겨나는 일 없이(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24-25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영원한 “평화의 언약”(34:25)을 세우셔서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소”를 가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다(26-28절, cf. 40-48장).

“최고의 축복으로서 성전 회복이 지니는 의미는 이것이다. 곧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거룩한 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성전의 지속적인 존재는 그 변화의 사역에 대한 표지이다. 왜냐하면, 성소는 오직 완전하게 성화된 공동체 가운데서만 영원히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완 두굿).

・ 3. 최종시험과 새 질서(38:1-39:29)

이 단락은 곡의 패배(38장)과 곡의 멸망(39장)을 묘사하는 하나의 통일체다. 이 단락은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수의 최후 공격과 모든 위협을 종식시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을 묘사한다.




3. 최종시험과 새 질서(38:1-39:29)

(1) 곡의 흥망성쇠(38:1-23)

(2) 곡의 마지막 처분(39:1-29)

(1) 곡의 흥망성쇠(38:1-23)

이 신탁은 곡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무장하여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2-9절). “마곡”(2절)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곡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곡”은 주전 7세기의 리디아와 왕(구구/기게스)과 동일시 되기도 했지만, 그는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성격을 띤 인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도구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그려진다(계 20:8).

곡은 자신의 두 나라(메섹, 두발, 로스[나시]는 왕/지도자를 가리킨다)과 바사(페르시아), 구스(에티오피아), 붓(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와 함께 완벽한 일곱 나라의 연합전선을 이룬다. 이들은 온 세상의 적대 세력을 가리킨다.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는 북쪽에서 오고, 붓(북서 이집트)과 구스(남 이집트)는 남쪽과 서쪽에서, 바사는 유다 동편에서 온다. 여기서 에스겔은 그 열방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구름 같이 몰려 오는 것을 예견한다(9, 16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폐하였다가 이방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세상 중앙에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8, 12, 14절).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안심하고 있다. 그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최후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노여움을 나타내시사 큰 지진과 칼과 전염병, 그리고 폭우, 큰 우박, 불,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18-22절, cf. 이러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방 사람의 눈앞에” 그리고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자신을 알리실 것이다(16, 23절).

(2) 곡의 마지막 처분(39:1-29)

39장은 곡과 곡을 따르는 모든 무리의 멸망을 선포하며 시작한다(1-8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시며 다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7절).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강한 능력과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심을 봄으로써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않게 될 것이며, 범죄함으로 쫓겨나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36:22-23)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최후의 심판과 적들의 멸망은 철저하다. 그들의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지 그것들을 장작으로 소비하는 데에 7년이 걸릴 것이다(9-10절). 또한, 시체들을 매장하는 일에만 7개월이 넘게 걸릴 것이다(12절).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남은 뼈까지 철저하게 매장 됨으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12, 14, 16절). 17-20절에서 각종 새들과 들짐승들은 군대의 시체들로 배불리라는 초청을 받는다.

21절은 하나님께서 최후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드러낼 것이라고 말한다(cf. 1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오명을 푸실 것이다. 그때에 여러 민족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23-24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25, 27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하심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22, 28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사랑을 베푸셨다(25절).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안으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쏟으셨기 때문이다(29절).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죄지은 것을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다(26절). NIV, ESV는 “부끄러움을 잊을 것이다”라고 번역하지만 이는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다. 같은 동사의 형태가 16:54에서도 나타나며 “수욕을 담당하다”라고 번역되었다. 이러한 에스겔서의 개념은 16:63, 20:43, 36:31-32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구원받은 자가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엡 2:4-19).




4. 갱신된 성전(40:1-48:35)

(1) 거룩한 공간의 형성(40:1-42:20)

(2) 거룩한 공간 채우기(43:1-46:24)

(3) 거룩한 생수의 강(47:1-12)

(4) 갱신된 땅과 성읍의 재분배(47:13-48:35)

(1) 거룩한 공간의 형성(40:1-42:20)

40장: 성전 환상의 시작과 바깥 구조(40:1-49)

40장. 마지막 환상인 성전 환상은 48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환상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지 25년째, 예루살렘성이 함락된 후 14년되었을 때에 주어진다. “첫째 달 열째 날”이라는 언급은 희년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는데, 희년에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된 자들은 자유하게 되는 해이다(레 25:8-13). 포로가 시작된지 25년은 매 50년마다 있는 희년의 중간지점에서 34-37장에 선포된 해방을 기대하는 시기였을 것이다. 바로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으로 인도된다(2절).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과 같이 에스겔도 “하늘의 성소”(“성읍 형상”)를 보게 된다.

‘손에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서 있는 빛난 사람’(3절)이 에스겔을 안내하며 하늘 성소의 각 부분을 보여 준다. 에스겔은 8장에서 환상 가운데 더렵혀진 성전과 가증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었다.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다(43:1-5). 에스겔이 처음으로 본 것은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①담이었다(5절). 담은 성전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더러운 것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42:20). 그 높이와 두께는 3.2m로 성전의 정결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 개의 ②문(동쪽-6절, 북쪽-20절, 남쪽-24절)은 거대한 요새같은데 그 넓이는 거의 13.5m이고 깊이는 27m에 달한다(13, 15절, cf. 1척≒54cm, 5절). 그 문간 안쪽에는 현관과 함께 문지기들을 위한 방이 각 측면에 세 개씩 있었다. 접근이 쉽지않다는 느낌을 더하듯 예배자들은 그 문에 도달하기 위해 일곱 계단을 올라야 한다(6, 22, 26절).

③바깥뜰은 ⑤‘박석 깔린 땅’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는 서른 개의 ④방이 있다(17절). 그 바깥뜰의 폭은 바깥 문간부터 안의 문간까지 대략 54m이다(19절). 이와 같은 상당한 크기는 안뜰에 있는 거룩한 것들 주위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안뜰은 바깥뜰에 있는 문들과 정확히 동일한 ⑦문들(29절)로 보호되며 안뜰과 엄격히 구분된다. ⑥안뜰은 약 2.5m정도 더 높이 올라가며 여덟 계단을 올라가야 그 문에 이르게 된다(31, 34, 37절). 각 문의 현관 곁에는 번제물을 씻기 위한 ⑧방들이 있으며(38절), 현관은 번제물을 잡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39-43절).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과 성전과 제단을 지키는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의 방 둘이 있었다(44-46절). 안뜰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이 환상의 전반적인 주제인 “합당한 제사의 재개”를 잘 드러내 준다. 거룩함과 제사의 두 개념은 47절의 요약적인 진술에 나타난다. 안뜰은 정방형인데, 정방형은 신성한 장소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⑨제단이 있다.

이제 에스겔은 성전 건물 자체로 안내를 받는다(48절, 41:1). 성전은 건물들의 중앙에 놓여 있고 그 주위의 담과 접근이 제한된다. 여기에도 층계가 있는데(49절) 아마도 열 계단일 것이다. 그래서 총 25의 계단(22, 31, 49절)이 되며, 이완 두굿은 숫자 25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에 동조한다.

41장: 성전 건물과 지성소(41:1-26)

41장. 성전은 현관,Ⓑ외전,Ⓐ내전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건축물의 초점은 내전(지성소)에 있다(4절).Ⓐ지성소는 정방형이며, 점점 좁아지는 세 개의 문(안뜰➝현관: 7.5m, 현관➝외전: 5.4m, 외전➝내전: 3.2m)를 통과한 후에 이르게 된다. 이 설계도의 특징은 지성소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곳은 너무 거룩하기에 에스겔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 안내하는 천사가 혼자 들어가 그것을 척량할 뿐이었다(3-4절). 그 성전 주위에는 3층으로 90개에 이르는 ⑫방들이 있으며(5-11절), 서편 뒤뜰에는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⑩건물이 있다(12절).

성전은 완전히 나무로 되었고 종려나무와 사람과 사자의 얼굴을 한 그룹들로 장식되었다(17-20절). 고대 근동에서 종려나무는 다산과 생명력을 상징했으며 그룹은 보호를 상징했다. 성전 내부에 언급된 유일한 기구는 외전에 있는 나무로 된 제단(“여호와 앞의 상”)뿐이었다(22절).

42장: 제사장 방과 거룩한 경계(42:1-20)

42장. 에스겔은 성전을 묘사한 후 성전 주변을 묘사하기 위해 한 번 더 밖으로 나간다. 에스겔은 안뜰에서 제사장들의 골방들을 본다(1-12절). 그 골방들은 성전 뒷편 건물의 북쪽과 남쪽(⑥)에 있으며 3층으로 되어있다. 그곳은 “거룩한 방”으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곳이며(13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거룩한 의복을 이곳에 벗어놓는 곳이다(14절).

에스겔은 안뜰을 다 둘러보고 난 후 다시 밖으로 인도되어 외부에서 성전을 측량한다. 성전의 사방은 정방향이며, 길이와 넓이가 각 270m이다(16-20절). 모세와 솔로몬의 시대에는 지성소만 정방향이었다. 그러나 에스겔의 성전의 전체 구조는 신성함을 드러내는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 성전 구조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맨 처음 시작했던 담에 대한 묘사로 돌아간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다(20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는 속된 것이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cf. 계 21:27).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백성의 창조와 38-39장의 진통 다음에 나오는 40-48장에서는 다름 아닌 새로운 세상 전체에 대한 재배열의 환상이 나온다. 그것은 희년의 중간기를 나타내는 연대가 암시하듯 이 중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떠할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천국에 대한 조망이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 거룩한 용사가 우주적인 승리를 완성하고 세운 집을 둘러 보는 것이다. 창세기 1-11장의 기사처럼 이 우주의 창조에는 분리와 질서라는 개념이 순환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타락이 없는 새 에덴동산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새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거나(창 3장에서처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겔 8-11장에서처럼)을 막아 줄 담이 있는 낙원이다.” (이완 두굿)

(2) 거룩한 공간 채우기(43:1-46:24)

43장: 여호와의 영광과 제단의 회복(43:1-27)

에스겔의 성전환상은 창세기(1장)의 창조 기사와 유사하게 공간을 형성하고(40-42장) 그 안을 채워가는(43-46장) 형식으로 새창조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성전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그것은 채워지기 위해 건축된 것이다. 이제 중심에 있는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43:1-9) 네 뜰 사방에 부엌이 만들어 지며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한 묘사와 함께 마무리 된다(46:24).

43장. 에스겔은 안내자에게 이끌려 동쪽 문에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와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본다. 에스겔은 영광을 오는 것을 볼 때에 땅에 엎드렸으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심으로 그곳에서 영광을 본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단락의 절정이다. 이는 8-11장에서 동일한 환상의 형식(3절)으로 묘사되었던 성전의 유기와 멸망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언약, 곧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언약(37:26-28)을 성취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6절)이 에스겔의 곁에서 말하기를, “이곳(성전 전체)은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다”라고 하며 다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7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렵혔던 그들의 음란과 가증한 일들을 멀리 제거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9절).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잘 보고 이스라엘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었다(40:4). 이제 다시 이 명령이 반복되며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하신다(10절). 이것이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목적이다. 그들은 특별히 새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며 더러운 것의 침입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치수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전에 성전에서 행한 죄(23장)를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더 자세한 성전의 제도와 구조, 그리고 성전의 규례와 법도를 알게 될 것이고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11-12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단의 회복이다. 그들의 진심으로 죄를 깨달을 때에야 제단 위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다. 13-17절까지는 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관해 말한다. 제단의 중요성은 그것이 성전 전체에서 기하학적으로 중앙에 있다는 사실에서 증거된다(cf. 예전 성막에서 중심은 제단이 아니라 언약궤였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지성소의 기구들과 동일한 신성을 제단에 부여하면서, 옛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거룩함의 기준이 높아졌음을 상징한다”(이완 두굿). 제단은 3-4층으로 된 정방향 구조이며 제단의 아래층의 크기는 9.7평방 미터이고 높이는 약 4.8m이다. 각 모퉁이에 있는 뿔(돌출부)에 속죄제물의 피를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20-22절). 그 후 다른 제물들을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고(23-24절), 이어서 칠일에 걸쳐 매일 염소와 수송아지와 숫양 한 마리씩을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25-26절). 이 일은 에스겔이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19절) 해야 한다. 이렇게 제단을 정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바치는 번제와 감사제를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27절).

44장: 동문과 제사장 직분의 회복(44:1-31)

44장. 동쪽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룩한 곳이므로 영원히 닫혀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2절).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문간만은 드나들 수 있을 것이다(3절). 왕은 특별한 권한을 갖지만 예전 성전을 쉽게 드나들 때에 비하면(왕하 16:10-18) 분명히 더 제한적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안뜰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에스겔이 인도를 받아 북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 바깥뜰에 있었는데 그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4절). 히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거룩함을 일깨우신다. 특별히 성소의 출구(더러움의 침입을 막는 곳)을 주목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 가증한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상기시키며 외치게 하신다(5-6절).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내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렵혔으니”(7절, cf. 왕하 11:4, 19) 이제 다시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9절).

하나님께서는 “성물의 직분”(8절)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키신다(10, 12-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성전 문을 지키며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은 하게 하실 것이다(11, 14절, cf. 두굿은 8절의 지적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며 문지기였던 ‘이방인’[왕하 11:4] 대신 레위인들을 세운다고 이해한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허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그 행한바 가증일을 담당해야 한다(13절).

레위인들이 받은 은혜는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여전히 죄가 있지만(22:26)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충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기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15-16절). 그러나 그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복장, 머리털, 포도주, 결혼, 재판, 부정과 정결규례 등)이 주어진다(17-27, 31절). 그들은 안뜰에서 수종들 때 입은 옷을 바깥뜰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갈아 입고 가야 하는데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다(19절, cf. 아이러니 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옷을 통해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마 14:36, 눅 8:44). 무엇보다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성속과 정/부정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23절). 이완 두굿은 새 성전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룩한 영역으로의 접근에 더 큰 책임과 제약 조건이 수반된다고 지적한다. 두굿은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히 4:16)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느끼게 해 준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이시다(28절).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다른 땅이 허락되지 않으며 오직 제물의 고기와 성물을 통해 공급 받을 것이다(29-30절, cf. 민 18:25-29).

45장: 거룩한 땅과 절기 규례(45:1-25)

45장. 1-8절은 이스라엘의 기업과 산업인 땅에 대한 새 분배에 대한 언급인데 그 거룩한 땅은 서편 지중해로부터 약속의 땅의 동편끝까지다. 그 땅 전체에 대한 분배는 47:13-48:35에서 더 상세하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중심 요소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땅의 소유에 관한 문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포로들에게는 긴급한 관심사였다. 그것은 이미 33장(24-29절)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에스겔이 갖는 첫째 관심사는 백성들이 그 땅의 중심부분을 “거룩한 땅”(1절)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 거룩한 구역은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가 20,000척(칠십인역)이다. 그 가운데는 정방형(500척)의 성전터가 있으며 성전이 있는 주변 땅(25,000척 x 10,000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며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3절)이다. 이 거룩한 구역의 주된 목적은 성전 내부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성전 밖에도 거룩한 영역의 등급을 제시하는 것이다. 성전이 있는 구역을 기준으로 같은 넓이의 북쪽 구역은 레위인들의 거주지며(5절) 절반 크기의 남쪽 땅은 성읍을 위한 것이다(6절). 그리고 동쪽과 서쪽 땅은 “왕”[나시]에게 할당된다(7절). 처음 가나안 땅이 제비뽑기에 의해 임의로 분배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땅 전체가 성전을 기준으로 동서 방향으로 정렬된다. 그리고 성전 주변 지역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다. 그 거룩한 땅의 중심에 있는 것은 성읍이나 왕궁(왕)이 아니라 성전이다. “예루살렘과 다윗의 선택이라는 두 기둥에 초점을 두었던 옛 시온신학은 이제 여호와의 왕권과 성전 통치라는 중심 주제에 다시 초점이 맞춰진다”(이완 두굿).

미래의 왕들은 “하나님의 왕들[나시]”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들은 더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8-9절). “통치자들/왕들”[나시]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한다(9-12절). 왕들은 “대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거두어 드리는 일(13, 16절)에 불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를 추척해서는 안된다. 16-17절(46장)에 “군주”로 번역된 단어는 [나시]로 이 단락에서 계속 나온 “왕/통치자”를 가리킨다.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예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17, 22절).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첫날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18-20절).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성소를 정결케해야 한다. 7일에도 똑같이 하여 성전을 속죄해야 한다. 그런 후에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7일동안 지켜야 한다. 이때 왕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특권을 지닌다(22-25절). 일곱째 달 15일에도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한다.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절기와 예배의 두드러진 관심이 속죄제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46장: 왕의 예배와 성전 환상의 마무리(46:1-24)

46장. 절기와 예배에 관련하여 왕의 역할이 계속해서 언급된다. 왕은 안식일과 월삭(초하루)에도 제물을 바쳐야 한다(1-8절). 안식일에는 어린 양 여섯과 수양 하나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바쳐야 하며(4-5절), 매월 월삭에는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이외에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더 바쳐야 한다(6절). 물론 왕은 성전 안뜰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2절). 그러나 왕은 동쪽문의 문지방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백성들은 동쪽문의 입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3절, cf. 동쪽문은 번제단의 계단이 보이는 방향으로 “거룩한” 곳이다-43:17).

백성들은 모든 절기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와 경배해야 하는데 그들은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엎드리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9절). 왕은 백성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함께하며 “대왕이신”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10절). 봉신이 대왕의 궁궐에서 배알하도록 하는 명령은 고대 언약 조약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었으며 이는 복종의 표시이다. 왕은 자원하여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수 있으며 동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다(12절). 희생제물을 다루는 단락은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끝으로 종결된다(13-15절).

희생제물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에스겔은 이전 주제였던 왕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간다(16-18절).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지만 신하에게 땅을 선물로 줬을 때는 희년에 다시 돌려받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게 되고 더 욕심을 부려 백성의 땅을 빼앗지 않게 될 것이다(18절, cf. 45:9).

“땅을 절취하는 일을 금하라는 주장이 제사규례를 괄호에 묶어 버렸다는 사실은 땅의 분배 배후에 있는 추진력이 평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한다. 그 땅은 여호와의 것이며 그가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 왕이 자신을 위해 더 큰 땅을 축적함으로써 하나님이 용이하신 분배를 침범하는 것은 내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중앙까지 침범하거나 하나님께 부적합한 제물을 바치는 것만큼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왕은 자신이 위대한 왕[대왕]의 봉신이며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된다”(이완 두굿).

44장-46장 전체의 단락은 처음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마무리된다. 에스겔을 안내하는 자는 그를 데리고 제사장들이 성물을 삶고 먹는 거룩한 방을 지나 바깥뜰로 데리고 나간다. 성물은 바깥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는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다(20절, cf. 44:19에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백성을 거룩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이제 에스겔은 바깥뜰 네 구석에 있는 “부엌들”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백성의 제물을 삶는 곳이다(21-24절). 이렇게 성전을 둘러보는 일은 바깥에서 중앙으로(40:5-41:4) 그리고 다시 밖으로 두 번 나옴으로써 끝난다.

성전환상(40-46장)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와 적용에 대해서 이완 두굿의 NIV적용주석 671-676페이지를 읽어 보라.

메시아적“에스겔의 환상은 회개, 신실한 인내,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스겔 40-48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적’ 인물은 성전이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은 왕이 아니라 성전인 것이다”(이완 두굿).

(3) 거룩한 생수의 강(47:1-12)

에스겔은 안내자에 이끌려 성전문에 이르고 그곳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을 향하는 것을 보는데, 그 물은 정확히 말하면 제단 남쪽“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1절). 제단 남쪽은 옛 솔로몬 성전에서 “바다”가 있던 곳이었다. 혼돈의 상징인 “바다”는 성전의 질서 안에 종속되며 이제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바뀐다(cf. 시 93:4).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안뜰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바깥뜰의 동쪽문을 지나 밖으로 흘렀다(2절). 그 안내자는 에스겔을 이끌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매 1,000척(450m)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했다. 네 번에 걸쳐 측량을 했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밖에 차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무릎과 허리 깊이를 넘어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이 되었다(3-5절, 슥 4:10, 마 13:31). 나와서 강가에서 보니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매우 많았다(7절).

안내자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 바다(염해, 오늘날의 사해)에 이르러 그 물을 “치료할 것”[라파]이다(cf. 출 15:22-26). 염해는 소금으로 인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 가서 그곳에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고 번성하는 곳이 될 것이다(9-10절). 그러나 염해의 물이 고쳐질지라도 귀중한 소금 원산지로서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11절).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매달마다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12절). 이러한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며 에덴동산의 회복을 보여 준다. 그와같은 회복과 번영이 일어나는 이유를 에스겔은 그 물이 성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2절). 한편 요한계시록은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묘사한다(계 22:1, cf. 요 4:14, 7:38-39).

(4) 갱신된 땅과 성읍의 재분배(47:13-48:35)

47장 후반: 갱신된 땅의 경계와 기업 분배(47:13-23)

47장.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락은 회복된 땅에 대한 개요와 분배를 기록한다. 새 약속의 땅의 경계(13-20절)는 옛적에 모세에게 지시되었던 경계(민 34:1-12)와 유사하지만, 여태껏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영토보다 더 크며 심지어 다윗 왕국의 절정기 때보다도 크다. 특이한 점은 요단 강의 동쪽 지역은 언급되지 않는데 그곳은 사실 맨 처음 약속된 땅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진정한 약속의 땅의 경계 안에서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는다. “열두 지파”(13절)가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시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37:21-25).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게르]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신다(21-23절).

48장: 지파들의 땅 분배와 여호와 삼마(48:1-35)

48장. 각 지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땅을 동일하게 “공평하게”(47:14) 할당받는다(1-7, 23-28절). 각 지파 간의 땅의 경계는 치수나 어떤 지리적 지표로도 구분되지 않는다. 환상에서 주어진 땅분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온 땅이 성전을 중앙에 두고(8, 10, 21b절) 성전의 거룩한 방향인 동서 축을 따라 분배된다는 것이다. 45장(1-8절)에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성전이 있는 구역은 “거룩한 땅”이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 성전 구역과 가장 근접해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22절). 반대로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단, 아셀, 납달리(북쪽), 그리고 갓(남쪽)은 야곱의 첩인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로 명예롭지 못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또한, 유다와 베냐민의 남북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의미신장하다. 이는 새 나라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완 두굿은 땅이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나누어졌을 때 새 성전은 지리적으로 실로(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km 지점)에 위치한다고 본다. 이는 옛 전통의 회복을 의미할 것이다.

거룩한 땅은 확실히 그 땅의 영적 중심지이다. 거룩한 땅에 대한 제사한 기록(8-22절)은 45:1-8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그 구역들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땅은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12절)으로 가장 거룩한 땅이다. 레위인에게 할당된 땅도 거룩한 땅으로 그 땅을 팔지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14절). 성전을 기준으로 남쪽에 주어지는 땅의 중앙에는 정방형(4,500척, 2.4km)의 성읍이 세워진다(15절, cf. 45장의 그림 참고). 그리고 그 좌우편(동서쪽)의 땅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가 경작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18-19절). 왕(군주라고 번역됨)의 땅은 거룩한 정방향의 땅 좌우편에 주어진다. 그것은 중간 정도로 거룩한 땅이며 왕의 지위가 일반 백성보다는 높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들(30-35절)은 성읍의 문들을 언급하며 그 성읍의 이름(“여호와 삼마”)을 알려주며 마친다. 성읍은 정방형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의 문들이 있다. 그 문들은 열 두 지파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의 문이 있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하여 요셉의 문으로 불린다(32절). 성읍의 문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회복된 백성의 통일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성읍이 북편 곧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쪽문들에 레아의 후손으로 가장 중요한 세 지파인 르우벤, 유다, 레위와 같은 특전이 부여된 지파들에게 할당된다(31절).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했을 때의 지파 배열과 뚜렷한 변화를 보여 준다(민 2장). 그 배열에서 북쪽은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방향이었다.

새 성읍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성전 환상 전체의 초점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히 거하셨다(44: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읍에도 계신다! 엄격하게 구별된 성전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통해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의 거주지 안에도 거하신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 즉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한 생생한 성취를 보여 준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37:26-28)









다니엘

성경 해설


다니엘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다니엘서는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국 아래 살게 된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의 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기독교 성경에서는 대선지서에 놓인다. 1–6장의 궁정 이야기와 7–12장의 묵시적 환상은 장르가 다르지만, 짐승 같은 제국이 잠시 권세를 얻어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심판하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한 메시지로 결합된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보다 제국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를 가르친다.




2. 책명

책명은 중심 인물인 다니엘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다니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다.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 제국의 신과 문화에 편입하려 했지만, 책은 계속 다니엘이라는 언약적 이름을 사용한다. 이는 포로가 된 성도가 이방 사회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공적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과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책의 주제와 연결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책은 다니엘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청년이자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 시대까지 섬긴 지혜자와 선지자로 제시한다. 7–12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신다(7:1-2; 8:1; 9:2; 12:4; 마 24:15). 전통적 견해는 핵심 기록을 주전 6세기의 다니엘에게 돌리고, 그의 장수한 사역 말기 또는 가까운 시기에 책이 정리되었다고 본다. 일부 역사·언어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지만, 상세한 예언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마카비 시대의 익명 저자가 다니엘의 이름으로 사후 예언을 썼다고 단정하는 견해는 책 자체와 예수님의 증언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은 주전 605년경부터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주전 587/586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언어·학문·이름·음식을 통해 바벨론의 충실한 관리로 재교육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메대-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가 유다인의 귀환을 허락했다. 책은 포로와 흩어진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패배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 심판이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뒤이은 제국도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래 있음을 가르친다. 압력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격려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싱클레어 퍼거슨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장은 포로 청년들의 정체성과 지혜를 소개하고, 2장은 네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땅을 채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준다. 3장과 6장은 우상숭배와 기도 금지 앞에서도 충성한 성도를 하나님이 불과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평행 이야기다. 4장과 5장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낮아짐과 회복, 배우지 못한 벨사살의 몰락을 대조한다. 7장은 2장의 제국 전망을 짐승과 인자 환상으로 다시 보여 주는 중심부다. 8장은 메대-바사와 헬라 및 작은 뿔의 박해를, 9장은 예레미야의 칠십 년을 읽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칠십 이레를, 10–12장은 보이는 제국 배후의 영적 전쟁과 마지막 박해, 부활과 성도의 기업을 다룬다.

다니엘 2:4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바벨론과 열방의 왕권 및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강조하고, 1장과 8–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언약 백성의 고난과 회복에 초점을 둔다. 아람어 부분은 2장과 7장의 네 나라, 3장과 6장의 구원, 4장과 5장의 왕 심판이 서로 대응하는 동심 구조를 이룬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다니엘서는 나라와 왕권을 주고 빼앗으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2:20-23). 느부갓네살의 군사력, 벨사살의 잔치, 왕의 금령과 짐승들의 폭력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낮추고 자기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신들을 섬기지 않는 성도를 지키신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기적적 구조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한다(3:16-18).

성도의 지혜는 제국과 완전히 단절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동화되는 데 있지 않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왕을 성실히 섬기지만 예배와 정결, 기도에 관한 충성은 타협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환상을 받았어도 자기 민족의 죄를 남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말씀에 근거해 기도한다(9장). 묵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현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계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포로는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폐기는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은 제국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산을 이루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가 섬길 영원한 권세를 주신다(2:34-35, 44-45; 7:9-14). 성도들은 짐승 같은 나라의 박해를 받지만 마침내 나라를 상속한다. 12장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귀환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속사의 목표를 밝히며, 하나님 나라가 죄와 제국뿐 아니라 죽음까지 이길 것을 보여 준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 7장의 ‘인자’로 부르시며,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영원한 왕권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셨다(막 14:61-62). 짐승 같은 제국은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리지만 인자는 성도를 대표하고 그들과 나라를 함께 받으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의 심판을 담당하고 부활·승천하여 모든 권세 위에 왕으로 앉으셨으며, 재림 때 그 통치를 공개적으로 완성하신다. 다니엘의 복음은 성도가 자신의 영웅적 결단으로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자의 승리와 중보 안에서 죄 사함과 부활과 영원한 기업을 받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붙들린다는 소식이다.




9. 읽는 방법

다니엘서를 도덕적 영웅담이나 종말 날짜 계산표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 불, 사자굴 이야기를 건강법이나 성공 공식으로 만들지 말고, 제국의 동화 압력 속에서 예배의 충성을 지킨 문맥을 보아야 한다. 환상의 짐승·뿔·숫자와 기간은 실제 역사와 연결되지만 상징적·묵시적 언어이므로 모든 세부를 오늘의 인물과 국가에 곧바로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처럼 가까운 역사적 성취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 세력의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되, 성경이 밝히지 않은 날짜와 시간표를 확정하지 않는다.

칠십 이레와 1,290일·1,335일 등 난해한 기간에는 정통적 해석 안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계산 체계 하나를 복음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이 고난의 기간을 제한하시고 악을 심판하며 죽은 성도를 일으키신다는 확신을 주는 데 있다.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의 짐승·기간·바벨론·인자 이미지를 이어받는 것을 살피면서, 두 책 모두 두려움과 추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인내를 가르친다는 중심을 붙들어야 한다.

<특별 주제: 다니엘서의 연대와 역사성>

비평학의 널리 알려진 견해는 다니엘의 정밀한 제국 예언을 근거로 책을 안티오코스 4세 박해기인 주전 2세기의 위명 문서로 본다. 그러나 이는 초자연적 예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전제에 크게 의존한다. 책은 바벨론·바사 궁정의 제도와 언어, 포로 시대의 관점을 보여 주고 자신을 다니엘의 증언으로 제시하며, 예수님도 다니엘을 역사적 선지자로 인용하신다. 벨사살의 신분이나 ‘메대 사람 다리오’ 같은 난제는 겸손히 연구해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동일시를 곧 오류나 후대 창작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람어와 헬라어 차용어도 장기간 국제 환경에서 형성된 언어 자료로 설명 가능하며 주전 2세기 연대를 강제하지 않는다(에드워드 J. 영, 『다니엘서 주석』; 어니스트 C. 루카스, 『다니엘』).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다니엘 서론 및 본문 해설; 싱클레어 B. 퍼거슨, 『다니엘』; 어니스트 C. 루카스, 『다니엘』; 에드워드 J. 영, 『다니엘서 주석』; 존 E. 골딩게이, 『다니엘』;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다니엘』;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다니엘 서론을 참고하였다.






1A.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1:1–2)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밝힌다. “주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구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1:2). 바벨론의 군사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성전 그릇이 시날 땅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바벨론 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다니엘서 전체는 오히려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낸다. 1장의 시작이 성전 기물의 빼앗김이라면, 마지막의 고레스 언급은 회복의 길이 이미 열리고 있음을 암시한다(1:21; 스 1:1–9).




1B. 바벨론의 재교육 (1:3–7)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청년들을 데려와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새 이름을 붙이며, 왕궁 체제 안으로 편입하려 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지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세계관 속으로 그들을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편이다. 바벨론은 포로 청년들의 재능을 사용하면서도 그들의 기억과 예배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다니엘서의 충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는 바벨론에서 공부하고 일하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잊지 않는다.

1C. 뜻을 정한 다니엘 (1:8–16)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다(1:8). 여기서 핵심은 음식 자체보다도 바벨론 왕의 식탁이 상징하는 종속과 동화의 문제다. 그는 무례하게 반항하지 않고 지혜롭게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열흘의 시험을 제안한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1:9). 다니엘의 신실함은 그의 용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붙들고 계셨다. 그래서 이 단락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 이전에, 포로지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준다.

1D. 하나님이 신실함을 존귀하게 하심 (1:17–21)

하나님은 네 청년에게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주셨다(1:17). 왕 앞에 선 그들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열 배나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1:20). 다니엘의 지혜는 바벨론식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열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

1장은 다니엘이 왜 왕궁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또 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지를 설명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고레스 때까지 남아 있었다(1:21). 세상 제국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존하시고 정하신 때까지 사용하신다.




2A. 인간의 근본 불안 (2:1–13)

느부갓네살은 꿈 때문에 불안해한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신들의 메시지로 여겨졌기에 왕은 단순히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꿈 자체까지 말하라고 요구한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신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2:11), 그 신들은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는 존재일 뿐이다.

왕의 불안과 지혜자들의 무능은 세상 권력의 본질을 드러낸다. 제국은 강해 보이지만 미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인간의 지혜는 궁극의 비밀을 열 수 없다. 이 위기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죽음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참 지혜의 근원이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2B.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 (2:14–30)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도망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다(2:17–18). 하나님께서 밤 환상으로 비밀을 알려 주시자 그는 먼저 왕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2:20). 그는 참 지혜[호크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그는 어떤 지혜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셨다고 말한다(2:28).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잠언의 고백처럼(잠 25:2), 다니엘은 감추어진 역사의 비밀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 그의 믿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해결 이후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으로 드러난다.

2C. 흔들리지 않는 나라 (2:31–49)

왕이 본 큰 신상은 금, 은, 놋, 쇠, 쇠와 진흙으로 이어지는 세상 나라들의 흐름을 보여 준다. 전통적으로 이는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초점은 제국 이름 맞히기보다, 모든 제국이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 앞에서 무너진다는 데 있다(2:34–35).

그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고 영원히 선다(2:44). 이 환상은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의 나라와 연결되고, 요한계시록 11:15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을 미리 바라보게 한다(Young, Daniel 2; Lucas, Daniel 2:31–45).

신학적으로 이 돌은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기원과 점진적 확장을 함께 보여 준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라는 표현은 이 나라가 인간 제국의 연장이나 정치 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임을 말한다. 동시에 그 돌이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한다는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되어도 결국 온 세계를 덮는 보편적 통치로 완성될 것을 보여 준다. 신약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장되고, 재림 때 완전히 드러날 것을 바라보게 한다.




3A. 전체주의적 우상숭배 (3:1–7)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쩨렘]을 세우고 모든 관리와 백성이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한다. 칠십인역은 이 사건을 예루살렘 멸망 무렵과 연결하지만, 본문 자체는 정확한 연대를 말하지 않는다(cf. 렘 52:29). 여러 민족과 언어가 한 자리에 모여 한 형상 앞에 엎드리는 장면은 바벨탑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창 11장). 제국은 정치적 통일을 종교적 경배로 굳히려 한다.

이 신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왕과 제국의 절대성을 요구하는 표지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진다. 다니엘서는 우상숭배가 언제나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3B.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3:8–18)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로 세 친구는 왕 앞에 선다.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는다(3:15). 이 질문은 다니엘서 전체의 질문이기도 하다. 세상 권력의 손이 더 강한가,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한가?

세 친구의 대답은 믿음의 균형을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3:17–18). 참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한다.

3C. 풀무불 가운데서 (3:19–25)

왕의 분노는 풀무를 일곱 배나 뜨겁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불보다 강하다. 세 사람은 결박되어 던져졌으나, 왕은 네 사람이 풀려 불 가운데 거니는 것을 본다.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3:25).

이 표현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현현으로 단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적 임재로 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 밖에서만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함께하신다는 점이다. 다니엘서의 구원은 고난 회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구원이다.

3D. 다시 한 번 놀란 왕 (3:26–30)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불 냄새도 나지 않은 채 나온다.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의 고백은 아직 참된 회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된 반응에 가깝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신다. 성도의 신실함은 언제나 개인의 경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통해 세상 권력 앞에서도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신다.




4A. 밤의 환상과 큰 나무 (4:1–18)

4장은 느부갓네살의 조서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온 백성에게 알린다(4:2–3). 하지만 그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굴복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

왕이 본 큰 나무는 온 땅에 보이고 많은 생명에게 그늘과 양식을 주었다.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라고 명령한다. 이 환상은 왕권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잊은 권력자에게 주어진 경고다.




4B.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4:19–27)

다니엘은 꿈의 의미를 깨닫고 놀라 잠시 말하지 못한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다. 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며 일곱 때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려는 징계다(4:25).

다니엘은 단지 해석만 하지 않고 왕에게 죄를 끊고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한다(4:27). 다니엘서에서 예언은 호기심을 채우는 정보가 아니라 회개로 부르는 말씀이다.

4C. 왕권이 떠나다 (4:28–33)

열두 달 뒤 왕은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영광”으로 큰 바벨론을 세웠다고 자랑한다(4:30). 그 순간 하늘의 말씀이 임하고 왕권은 그에게서 떠난다. 바벨론의 영광은 요한계시록의 큰 바벨론을 떠올리게 한다(계 17:5).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총명을 잃고 짐승처럼 산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권력은 결국 사람다움마저 잃는다. 다니엘서는 제국의 화려함 뒤에 있는 교만의 짐승성을 폭로한다.

4D. 이성이 회복되다 (4:34–37)

정한 때가 차자 왕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총명이 돌아온다(4:34).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고 고백한다(4:34–37).

느부갓네살의 최종 회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E. J. Young과 Matthew Henry처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Calvin과 Keil처럼 더 신중하게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을 낮추시고, 자신이 세상 왕권 위에 계신 왕이심을 드러내셨다는 점이다. 다니엘서는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5A. 벽에 쓰인 손가락 글씨 (5:1–9)

벨사살은 바벨론이 위기에 처한 밤에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5:3–4). 이것은 단순한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다. 왕은 두려워 떨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글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한다. 성전 그릇을 빼앗아 간 제국은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무력해진다.




5B.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왕 (5:10–31)

왕비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있던 다니엘을 기억한다. 다니엘은 보상에 흔들리지 않고 왕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한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일을 알고도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자기 호흡과 모든 길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5:22–23).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벨사살의 나라가 계수되었고,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으며,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나뉘어 주어졌다는 뜻이다(5:25–28). 그날 밤 바벨론은 무너진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바벨론 성도 유브라데 강의 흐름을 바꾼 바사 군대 앞에서 열렸다(브라이언 채플). 그러나 다니엘서의 초점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제국이 정해진 때에 끝난다는 사실이다.




6A. 나라와 나라의 충돌 (6:1–9)

바사 시대에도 다니엘은 뛰어난 영으로 인정받는다. 대적들은 그의 행정에서 허물을 찾지 못하자, 그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공격의 통로로 삼는다. 세상 권력은 종종 성도의 부패가 아니라 충성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정치적 충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문제다. 다니엘 6장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 충돌은 언제나 “누구에게 최종 충성을 드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나타난다.




6B. 죽음 앞에서도 신실하다 (6:10–17)

다니엘은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한다(6:10). 이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약속의 땅과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는 흐름과도 연결된다(왕상 8:46–53).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산다.

사자 굴에 던져지는 장면은 다니엘이 단순한 도덕적 모범을 넘어 의로운 고난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시기와 법의 함정으로 정죄되고, 굴 입구가 돌로 막히며 인봉된다(6:17).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희미하게 예표한다.

6C. 입을 닫으신 하나님 (6:18–28)

왕은 밤새 금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6:22). 세상 권력의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법이 정한 죽음의 장소 안에서 자기 종을 살리셨다.

다리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린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에도 형통했다(6:28). 다니엘서가 보여 주는 형통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왕들이 오고 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뜻이다.




7A. 짐승 같은 제국들 (7:1–8)

7장은 시간상 5장보다 앞선 벨사살 원년에 주어진 환상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다니엘 2장의 네 나라 환상과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많은 개혁주의 해석은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로 보지만, 일부는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해석의 세부는 열어둘 수 있으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 제국들의 짐승 같은 성격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다니엘 7장의 이미지를 이어받는다. 제국은 때로 사자처럼 위엄 있고, 곰처럼 탐욕스럽고, 표범처럼 빠르며, 마지막에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무섭다. 성경은 권력을 낭만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결국 짐승성을 드러낸다(Lucas, Daniel 7; Beale, Revelation 13).




7B. 하나님 보좌와 인자 같은 이 (7:9–14)

환상의 중심은 짐승들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다. 불꽃 같은 보좌와 수많은 섬기는 자들 앞에서 책들이 펴지고 심판이 시작된다(7:9–10). 세상 권력은 떠들지만, 역사의 마지막 법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7:13–14). 예수님은 이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하셨고(막 14:62), 요한계시록은 이 이미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한다(계 1:7, 13). 다니엘 7장은 하나님 나라가 짐승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메시아의 권세로 완성됨을 보여 준다(Young, Daniel 7:13–14; Lucas, Daniel 7:9–14).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 영웅인지, 성도들의 집합적 대표인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니엘 7장 자체는 두 방향을 함께 품고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를 받는 대표자이며, 동시에 그가 받은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7:18, 27). 신약은 이 대표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읽는다.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이시며, 성도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나라를 상속한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기독론과 교회론, 종말론이 만나는 핵심 본문이다.

7C. 영원한 나라를 받을 성도들 (7:15–28)

다니엘은 환상 때문에 근심한다. 작은 뿔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권세를 얻는다(7:25). 그러나 그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짐승의 시간은 길어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 안에 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열리고 나라와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다(7:27). 다니엘의 묵시는 성도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에도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8A. 두 뿔 가진 숫양 (8:1–4, 15–20)

8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며, 벨사살 제삼년에 주어진 환상이다. 두 뿔 가진 숫양은 본문 자체가 메대와 바사의 왕들로 해석한다(8:20). 한 뿔이 나중에 더 길어졌다는 점은 바사, 곧 페르시아가 더 강해진 역사와 잘 맞는다.

다니엘서의 환상은 모호한 상징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 제국의 방향을 알고 계심을 보여 준다. 제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한계 안에 있다.




8B. 눈 사이에 뿔이 있는 숫염소 (8:5–8, 21–22)

서쪽에서 온 숫염소는 헬라 왕국이며,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으로 해석된다(8:21). 이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급속한 정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큰 뿔은 강성할 때 꺾이고 네 뿔이 그 자리에 난다(8:8, 22).

다니엘은 인간 영웅의 위대함도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세상 역사는 강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확장되는 제국도 꺾으시고, 그 이후의 질서까지 정하신다.

8C. 작은 뿔과 성소의 더럽힘 (8:9–14, 23–27)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성전 모독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는 거룩한 백성과 성소를 짓밟고, 제사를 중단시키며, 스스로를 높인다(8:9–14, 23–25).

그러나 다니엘의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한 사람에게만 닫히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적 교만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적그리스도적 권력 이해에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다만 본문 해석에서는 먼저 역사적 성취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종말론적 유형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좋다(Lucas, Daniel 8:9–27).




9A. 말씀에 이끌려 기도하다 (9:1–3)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을 깨닫는다(9:2; 렘 25:11–12; 29:10). 그는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성경의 예언은 성도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더 간절히 기도한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가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9B. 기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9:4–19)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헤세드]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한다(9:4). 그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9:5–6). 포로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성소와 성읍의 회복을 구한다(9:17–19).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호소가 반복된다. 참 회개는 자기 체면을 회복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다시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다.

9C.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9:20–23)

다니엘이 아직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찾아온다. 그는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한다(9:23).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다.

이 장면은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드리는 응답임을 보여 준다. 다니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구속의 시간표를 열어 보이신다.

9D. 칠십 이레 (9:24–27)

칠십 이레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본문 중 하나다. 본문은 반역을 그치게 하고 죄를 끝내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 붓는 일을 말한다(9:24). 그러므로 이 예언은 단순히 70년 포로 기간의 끝보다 더 큰 구속의 완성을 바라본다.

해석의 세부에는 차이가 있지만, 개혁주의적 독해에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 언약의 확증, 성전과 제사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흐름을 중요하게 본다. 동시에 9:27의 가증한 것은 안티오코스 사건, 예루살렘 멸망, 최종적 대적의 패턴과 연결해 조심스럽게 읽을 수 있다. 확실한 중심은 날짜 계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죄와 심판과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이다(Young, Daniel 9:24–27; Lucas, Daniel 9:24–27).

신학적으로 칠십 이레는 “회복”의 의미를 확장한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을 붙들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귀환을 넘어 죄의 처리, 의의 도래, 참 성소의 회복으로 나아간다. 이 점에서 9장은 구약의 성전 회복 소망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새 언약 안에서 더 깊이 성취된다는 방향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본문은 종말론적 시간표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적 시간표다.




10A.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근심 (10:1–3)

고레스 제삼년에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받는다(10:1). 포로 귀환의 길은 열렸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성전 재건은 방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연약했다.

다니엘은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절제한다(10:2–3). 그는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염려한다. 묵시의 독자는 호기심 많은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10B. 충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10:4–9)

다니엘은 힛데겔 강가에서 영광스러운 한 인물을 본다. 그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묘사와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계 1:13–16). 다니엘은 힘이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든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무너뜨리는 계시다. 다니엘이 앞으로 들을 역사의 갈등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충분하심을 보아야 했다.

10C. 역사 뒤편의 영적 싸움 (10:10–11:1)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10:11–12). 그의 기도는 첫날부터 들으심을 받았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고 미가엘이 도왔다(10:13).

이 본문은 역사 뒤편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세부적인 악령 지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싸움이 눈에 보이는 정치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천상 군대가 최종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이다(Lucas, Daniel 10:10–11:1).




11A. 바사와 헬라 (11:2–4)

천사는 바사의 왕들과 헬라의 강한 왕에 대해 말한다. 강한 왕은 큰 권세로 다스리지만, 그의 나라는 사방으로 나뉘고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11:3–4). 이는 알렉산더와 그 이후 제국 분열을 떠올리게 한다.

다니엘 11장은 세부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다는 데 있다. 인간의 가장 강한 왕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다.




11B.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 (11:5–35)

북방 왕과 남방 왕의 복잡한 전쟁은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갈등을 배경으로 이해된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특히 11:31의 제사 폐지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과 깊이 연결된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역사를 맞추기 위한 암호가 아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지만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연단을 받는다(11:33–35).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다. 다니엘의 묵시는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기보다, 고난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음을 말해 준다.

11C. 적그리스도적 권력의 모습 (11:36–45)

11:36–45는 안티오코스의 역사적 모습에서 출발하지만, 그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적 교만의 유형으로 읽혀 왔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 뜻대로 행한다(11:36–37).

이 본문을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 연대표처럼 읽을 것인지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압박하며 자신을 절대화하는 권력의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된다.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바로 이 다니엘적 배경 위에서 이해된다. 성도는 세부 날짜보다 이 패턴을 분별하고 끝까지 견디도록 부름받는다.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점은 “적그리스도”가 단지 마지막 한 인물에 대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반언약적 권력의 반복되는 형상이라는 사실이다. 안티오코스, 로마적 박해, 계시록의 짐승은 서로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신학적 패턴을 공유한다. 세상 권력은 예배를 요구하고, 성도의 양심을 빼앗으며,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침묵시키려 한다. 다니엘은 이 패턴을 미리 보여 주어 교회가 두려움보다 분별과 인내로 살게 한다.




12A. 영광의 소망 (12:1–4)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고 큰 환난이 있지만,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12:1). 이어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나 어떤 이는 영생을,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는다(12:2). 구약에서 부활 소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 중 하나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12:3). 다니엘의 마지막 소망은 제국의 멸망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부활과 영광이다. 요한계시록의 최후 심판과 새 창조의 소망도 이 부활 신앙과 깊이 연결된다(Lucas, Daniel 12:1–4).

여기서 부활은 단지 개인 영혼의 위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최종적 vindication이다. 제국은 성도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을 깨우신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종말론은 죽음 이후의 막연한 생존이 아니라 몸의 부활, 최후 심판, 의인의 영광, 악인의 수치를 포함한다. 신약의 부활 신앙은 이 소망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확정된 것으로 선포한다.




12B. 대답되지 않은 질문과 함께 살기 (12:5–13)

다니엘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묻는 장면을 듣는다(12:6). 1,290일과 1,335일은 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본문은 성도에게 정확한 계산표보다 정해진 끝과 인내의 복을 가르친다(12:11–12).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12:10; cf. 계 22:11). 원 해설서가 Keil & Delitzsch를 따라 조심스럽게 말하듯, 이 숫자들은 고난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방향에서 읽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 말씀은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는 위로다(12:13). 다니엘서는 모든 궁금증을 풀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셨고, 자기 백성의 몫을 보장하셨다는 사실은 충분히 말해 준다. 그래서 성도는 알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소선지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열두 예언서를 가리킨다. ‘소’는 영감이나 신학적 중요성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각 책의 분량이 대선지서보다 짧다는 뜻이다. 유대 전통은 열두 책을 한 두루마리에 보존하여 ‘열두 선지자’로 불렀다. 각 책은 고유한 역사와 메시지를 지니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전부터 포로 이후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죄와 심판, 회개와 남은 자, 여호와의 날과 열방을 포함하는 회복을 함께 증언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열두 책은 혼인과 가족의 상징 행동, 언약 소송, 애가와 화 선언, 환상, 논쟁, 기도와 찬송, 짧은 이야기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한다. 선지자들은 우상숭배뿐 아니라 정의 없는 예배, 경제적 착취, 거짓 지도력과 열방의 폭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했다. 열두 책 사이의 주제적 연결과 정경적 배열을 살피는 일은 유익하지만, 각 책의 역사적 상황과 고유한 목소리를 지워 하나의 후대 편집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첫 청중에게 실제로 주어진 말씀과 최종 정경 안에서 함께 들리는 증언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호세아–말라기;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




3. 전체 흐름

호세아·요엘·아모스는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랑과 회개, 여호와의 날과 정의를 선포한다. 오바댜·요나·미가·나훔은 에돔과 니느웨를 포함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원수에게 미치는 긍휼과 폭력 제국의 심판, 베들레헴의 통치자와 남은 자의 소망을 보여 준다. 하박국·스바냐는 바벨론의 위협과 여호와의 날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 포로 이후의 학개·스가랴·말라기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촉구하지만, 외적 재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와 장차 오실 왕·목자·사자와 주의 날을 바라보게 한다.




4. 핵심 신학

열두 선지자는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에 신실하시며 동시에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증언한다. 예배와 윤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거짓과 폭력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미워하신다(암 5:21-24; 미 6:6-8).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적만 무너뜨리는 민족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는 날이며, 궁극적으로 악을 제거하고 남은 자와 열방을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앗수르·바벨론·에돔·니느웨와 페르시아 시대의 공동체까지 미치고, 그의 긍휼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간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열두 선지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열방 선교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베들레헴의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목양하고, 겸손한 왕은 나귀를 타고 오며, 버림받은 목자는 은 삼십에 평가되고 찔린 이를 바라보는 자에게 죄 씻는 샘이 열린다(미 5:2; 슥 9:9; 11:12-13; 12:10; 13:1; 마 2:5-6; 21:5; 요 19:37). 요엘의 성령 약속은 오순절에 부어지고, 아모스의 무너진 다윗 장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은혜로 한 백성이 되는 복음 선교와 연결된다(욜 2:28-32; 암 9:11-12; 행 2:16-21; 15:13-18).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약속한 사자로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




6. 읽는 방법

각 책의 첫 역사적 상황을 먼저 확인하되 열두 책에 반복되는 출애굽·언약·여호와의 날·남은 자·다윗 왕권·시온과 열방의 주제를 함께 추적해야 한다. 상징 행동과 환상을 문자적 현대 뉴스의 암호로 만들지 말고, 선지자의 사회 정의를 복음과 예배에서 떼어 정치 구호로만 축소하지도 않는다. 심판 신탁을 오늘의 개인이나 민족에게 선지자적 권위로 직접 선언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나를 선교 성공담이나 큰 물고기 논쟁으로만, 학개를 건축 헌금 독려로만, 말라기의 십일조를 물질적 축복 보장으로만 읽지 말고 각 책의 언약적 문맥과 그리스도 안의 성취를 따라야 한다.




7.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소선지서 관련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트렘퍼 롱맨 3세·레이먼드 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및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의 소선지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호세아

성경 해설


호세아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호세아서는 열두 소선지서의 첫 책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에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한다. 선지자의 결혼과 자녀 이름이라는 상징 행동, 부부와 부모·자녀의 은유, 언약 소송과 역사 회고, 탄식과 사랑의 호소가 결합되어 있다. 호세아는 우상숭배를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니라 사랑과 언약을 배신한 영적 음행으로 폭로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배신한 백성을 징계하고 다시 사랑하여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호셰아’는 ‘구원’ 또는 ‘그가 구원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과도 같다(민 13:8, 16).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른 인물이다. 선지자의 이름은 앗수르와 애굽, 바알과 인간 왕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증언하는 책의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13:4; 14:3).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밝힌다(1:1). 그는 유다 왕 웃시야·요담·아하스·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으므로, 대략 주전 8세기 중엽부터 북왕국 멸망 전후까지 오랜 기간 사역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이스라엘의 지명과 정치·종교 상황에 대한 친숙함, 왕조의 혼란과 앗수르 위협에 관한 생생한 언급은 그가 북왕국 출신이었음을 시사한다. 후대의 유다 공동체가 그의 예언을 보존·편집했을 수 있으나, 난해한 본문과 형식 변화를 이유로 호세아의 역사적 사역이나 책의 본질적 통일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번영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한 예배, 사회적 폭력, 성적 타락과 권력 투쟁이 깊어졌다. 벧엘과 단의 송아지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를 혼합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여로보암 사후 왕들이 암살과 반역으로 교체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앗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동맹을 바꾸며 생존을 구했다. 결국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게 함락되었다. 호세아는 나라의 병이 외교 전략의 실패보다 여호와를 버린 언약 배반에 있음을 밝히고, 형식적 제사 대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3장은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르엘·로루하마·로암미라는 자녀 이름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들이 ‘심으심’, ‘긍휼히 여김’, ‘내 백성’으로 뒤집히는 회복을 약속한다. 4:1–6:3은 여호와의 언약 소송과 제사장·지도자·백성의 죄, 심판과 돌아오라는 초대를 담는다. 6:4–11:11은 아침 이슬 같은 이스라엘의 인애, 형식적 제사, 정치적 배신과 우상숭배를 고발하면서,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새 출애굽을 선포한다. 11:12–13:16은 야곱의 역사와 현재의 거짓을 연결하고 사망과 스올의 심판을 말한다. 14장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와 치료·사랑·번성의 약속, 지혜로운 독자에게 여호와의 길을 분별하라는 결론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호세아의 중심에는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정보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의 길에 순종하는 관계적 앎이다. 이스라엘에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리자 백성도 망했다(4:1-6).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양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는 제사 자체를 폐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과 순종 없는 예배를 거절한다는 뜻이다(6:6).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감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폭력, 탐욕과 거짓 외교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선물과 우상과 왕권을 제거하신다.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는 말씀은 그의 긍휼이 심판 한가운데서 뜨겁게 움직임을 보여 준다(11:8-9).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진노에 지배되지 않으며,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기 언약 목적을 이루신다. 회개도 값싼 말이나 잠시의 종교 감정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모든 불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여호와만 의지하는 전인적 귀환이어야 한다(14:1-3).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로암미라는 이름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 공식이 뒤집힌 심판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전에는 자기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 지도자 아래 모으겠다고 약속하신다(1:9–2:1).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 타이르고, 공의·정의·인애·긍휼·진실로 영원히 자기와 약혼시키며, 짐승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언약적 평화를 이루신다(2:14-23).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다시 새 출애굽을 이루고, 백성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 돌아올 것이다(3:4-5; 11:1-11). 회복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호세아의 회복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펼쳐 보인다. 예수님은 참 아들로서 애굽에서 불려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호 11:1; 마 2:15). 바울과 베드로는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은혜로 불러 모으시는 복음에 적용한다(호 1:10; 2:23; 롬 9:24-26; 벧전 2:10).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흩어진 백성을 한 머리 아래 모으는 왕이시며, 신랑으로서 자신을 내어 주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과 스올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값없이 사랑하신다(호 13:14; 고전 15:54-57).




9. 읽는 방법

호세아를 읽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왕조 혼란, 앗수르·애굽 의존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따라야 한다. 결혼과 음행의 은유를 개인 연애나 부부 갈등에 곧바로 적용하지 말고, 여호와와 언약 백성 사이의 독점적 충성과 배신을 고발하는 예언적 언어로 읽어야 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공예배와 성례를 무시하는 근거로 삼거나, 반대로 종교 의식이 정의와 사랑 없는 삶을 덮게 해서는 안 된다.

6장 1-3절의 ‘돌아가자’는 말도 문맥상 진정한 회개인지 피상적 낙관인지 살펴야 한다. 하나님을 계절의 비처럼 자동으로 나타나는 분으로 여기지 말고, 6장 4절 이하가 고발하는 덧없는 인애와 대조하여 읽어야 한다. 14장 9절의 결론처럼 의인은 여호와의 곧은 길을 걷지만 반역자는 그 길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심판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특별 주제: 호세아의 결혼과 음행의 은유>

호세아 1–3장을 환상이나 비유로만 보려는 견해도 있지만, 본문은 고멜과의 실제 결혼과 자녀 출생을 선지자의 상징 행동으로 제시한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고멜이 결혼 전부터 직업적 매춘부였거나 모든 자녀가 간음으로 태어났음을 반드시 뜻하지는 않으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언약 불충실을 호세아의 가정 안에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다(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3장의 여인이 고멜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본문은 배우자의 간음·학대·폭력을 무조건 참고 관계를 유지하라는 일반 명령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제와 수치 주기의 모형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선지자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표징으로서, 죄를 심판하면서도 값주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사랑을 증언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호세아 서론 및 본문 해설; 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송병현, 『호세아–오바댜』;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호세아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호세아 서론을 참고하였다.






1. 표제와 시대(1:1)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2세(BC 793~753년) 통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다바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탁이다.




2. 심판을 예시하는 자녀들의 이름들(1:2-9)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매춘[제누님]의 여인”과 “음란[제누님]의 자식들”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다. [제누님]은 일종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성을 말하는 단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을 묘사하는 은유로 쓰인다. “음란한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그 자녀들을 간음 중에 낳았다는 것을 확증해주지는 않는다(cf. 6:5). 하나님께서는 상징 행위의 의미를 밝혀주신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하였기 때문이다”(2절, 4:12, 5:4).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각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그 의미를 부여하신다.

첫째는 아들로 “이스르엘”이라고 하셨다. 문자적으로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뿌렸다/심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23). 그러나 이 이름은 여로보암2세가 속한 예후 왕조의 예후가 왕권을 차지할 때 피의 대학살이 있었던 “이스르엘”(지명)을 회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설명은 이런 역할을 긍정한다(4-5절, 왕하 10:11). 하나님께서는 곧 예후 왕조를 제거하실 것이다. 여로보함2세의 아들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된다.

둘째는 딸로서 “로루하마”(‘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라 이름하였다(6절). 그 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주신다.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어떤 전쟁도 없이) 구원하실 것이다(7절). 이는 앗수르의 맹습을 궁극적으로 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왕하 19:32-37, BC 701년).

셋째는 로루하마가 젖뗀 후에 임신되었다. 이는 둘째와 셋째 사이에 간격이 5-6년정도 됨을 암시한다. 이 시간간격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셋째의 이름 “로암미”(‘내 백성이 아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9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아흐예]라는 이름(‘여호와’의 1인칭 형태), 즉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리셨던 이름을 사용하신다(출 3:14). “야웨는 친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극적으로 시작된 바로 그 언약을 철회하고 계신 것이고, 모세에게 사용했던 동일한 이름의 형태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더글라스 스튜어트).




3. 이스르엘의 큰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1:10-2:1)

하나님께서는 더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폐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표현대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창 32:12) 많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스튜어트는 당시 북이스라엘 인구를 약 40만 명, 유다를 약 20만명 정도로 본다). 그러나 그 수에는 이방인들(“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이 포함 될 것이다(cf. 고후 6:18).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1:10)이라 불릴 것이다.

그 날은 “이스르엘의 큰 날”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우두머리”(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1:11).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다/일어나다”는 표현은 이중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는 포로 상황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더하여 “죽음”에서 부활함을 말해 준다(cf. 겔 37:12-14). 그러므로 그 날은 국가적인 죽음과 추방을 말하는 언약적인 저주들로부터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가리킨다. 그날에 형제들은 “내 백성”이라 불리며 자매들은 “긍휼이 여김을 받음(루하마)”이라 불릴 것이다(2:1).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모든 것의 최종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분명하다”(스튜어트).




4. 놀라운 종말과 함께 진행될 이혼 절차(2:2-15)

이 단락의 형태는 소송 혹은 법률적인 고발의 형태다. 이스라엘은 이혼 소송의 피고인이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은 남편으로 원고이시다. “논쟁하라”(2절)는 “고발하라”로 번역될 수 있다. 남편이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어머니와 똑같이 “음란한 자녀들”(4절)에게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이미 음행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깨뜨렸다. 그녀의 음행이 제거되지 않으면 재판관(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벌할 것이다(3-4절). “벌거벗긴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 조약들에서 조약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징벌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여기서는 땅이 황폐하게 됨을 가리킨다.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자신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는 “사랑하는 자들”(바알-8절)을 따르겠다고 한다(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길을 막으며(그녀는 짐승으로 은유됨), “사랑하는 자들”을 찾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후회하고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6-7절).

자신의 아내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남편의 기본적인 책임이었다(출 21:10). 그런데 그녀는 그동안 남편이 음식물과 의복과 장신구들을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바알”(사랑하는 자)이 이것들을 제공해 준 것인양(5절) 그를 따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공하던 것을 끊으시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의복도 빼앗으심으로 그녀의 외설스러움(외음부)을 드러내실 것이다(9-10a절). 그때에 그녀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도와준 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10b절)는 말은 신명기 32:39의 언약적 저주들에 있는 심판의 어휘들을 반영한다.

11절에서 은유는 축제일들로 전환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희락과 모든 절기를 폐하심으로 그녀의 기쁨과 정체성을 빼앗아가실 것이다. 비록 이런 축제일들이 그 기원상 합법적인 것들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그 날들을 바알에게 풍요를 비는 “바알의 날들”(13절)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웠던 결실들(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바알이 자신들에게 매춘의 값으로 주었다고 믿은-12절)을 들짐승들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것이다.

14-15절은 1:10-2:1에서와같이 극적인 반전 메시지를 전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실 것이지만 그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타이르시고 위로하시며 “그녀의 포도원”을 주실 것이다. “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드러난다. 그때에 그녀는 어렸을 때, 출애굽 때와같이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남편의 법적 고소의 목적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7절).




5. 회복된 모습(2:16-23)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된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내 바알(주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라는 이름들조차 불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출 23:13). 새로운 세대에는 “바알-야웨”라는 혼합주의적 사고는 불가능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실 것이다. 18절은 두 가지를 약속하신다. 먼저는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동물들로부터 오는 해를 막아주실 것이며, 둘째는 전쟁을 제거하심으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언어로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약혼할 것이다”(19-20절). “약혼하다”(피엘형태)는 동사는 신랑이 신부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혼 과정의 마지막 법률적 단계를 나타낸다. 약혼한 남녀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된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났던 여인과 영원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체데크], 정의[미쉬팟], 은총/충실[헤세드], 긍휼[라하밈]” 그리고 “진실함[에무나]”으로 그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게[야다] 될 것이다(20절). [야다]는 동거, 즉 결혼의 완성을 나타내는 완곡어법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된 것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 포도주, 기름에, 그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할 것이다(21-22절). 이제 “이스르엘”은 더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축복(언약적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르엘”의 이름처럼 그를 이 땅에 심으실 것이다(23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이 약속의 말씀의 확실성을 말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말 할 것이다. “주(You)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6. 사랑받음으로 인해 순결하게 정화된 이스라엘(3:1-5)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간음을 저지른” 여자를 “사랑하라”[아하브]고 명령하신다. 이는 호세아의 상징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아하브]는 “~을 위한 사랑의 행위들을 하다” “~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와 연합된”이라는 의미들을 포함하는 동사로, 여기서는 신실한 관계를 위한 언약적인 용어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과 보리로 값을 주고 그녀를 되사왔다(2절, AYB주석의 Andersen과 Freedman, 그리고 NAC의 Garrett과는 다르게 스튜어트는 “그녀”가 1장의 고멜과는 다른 여자라고 본다. 고멜의 음란은 은유적인 것이라면 이 여자는 직업적 매춘부였다. 호세아는 이 여인을 “되사 온” 것이 아니라 “신부-값”을 지불한 것이다). 호세아는 이 여인에게 음행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명령한다(3절).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 호세아도 그렇게 할 것이다(cf. 3절의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송병현의 주석 “호세아-오바댜”를 보라).

이어지는 메시지(4-5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은 “많은 날 동안” 왕과 지도자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이 지내다가, “마지막 날에”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왕 다윗을 찾고(1:11 “한 우두머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조차도 그들을 항상 사랑하셨다(1절). 그들에게 징계가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7.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여호와의 소송(4:1-19)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논쟁하신다. 이스라엘에는 진실[에메트], 인애[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다아트 엘로힘]이 없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6절). 이스라엘에는 오직 저주, 거짓, 살인, 도둑질, 간음이 있을 뿐이다(2절). 마지막에 “포악으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는 어구는 직역하면 “우상들이 우상들에게 닿는다”는 뜻이다. “피(유혈)”[다밈]과 “우상들”[다밈]은 동형이의어이다. 이렇게 볼 때 6가지의 죄목은 모두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땅의 저주(가뭄)이며 결국, 거기에 사는 사람과 동물들, 심지어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3-4절). 그 가뭄은 말씀(지식)의 가뭄이다(암 8:11).

하나님께서는 법률 소송의 검사로서 “제사장”을 지목하여 고발하신다(4-10절). 제사장과 선지자는 주야로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신 28:65-67).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버리실 것이다(6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못하였기에 제사장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다. “진실과 인애”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은 번성할수록 범죄하였고 백성들의 속죄제물을 먹으며 이득에만 관심을 두었다(7-8절).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버리고”(10절) 불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신다(11-19절). 백성들은 “음란한 마음”[루아흐 제누님]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12절). 그들은 산 곳곳 여러 나무들 밑에서 우상들을 숭배한다. “딸들과 며느리들”을 포함하여 성인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른다(cf. 14a절은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남자들은 예전적 행위로써 창기들과 성적 교합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14b절, 6a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냐”(16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19절, “바람”[루아흐]은 12절의 “음란의 영[루아흐]”의 언어유희다). 이러한 경고는 그들의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지역이 된 “길갈”과 “벧아웬”(벧엘의 언어유희로 ‘속임수의 집’이란 뜻)로 가지말라고 명령하신다(15절, 암 5:5). 그들이 이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결국,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5a절에서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15b절)고 말씀하신다. 북이스라엘은 포기 상태이지만(17절) 유다는 아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유다에게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남유다는 남아 있는 소망이다(3:5).




8. 심판을 선고 받은 부정한 사람들(5:1-7)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우상숭배와 살육 죄의 때문이다(1-2절). 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스라엘의 음행을 알고[야다] 계신다. 그들 속에는 “음란한 마음[루아흐]”(4절)이 있어 하나님을 알지[야다]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7절, 원뜻은 “속이다”이다-렘 3:20) 유다마저도 넘어지게 했다(5절).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6절).

7절의 “사생아”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의미다. 스튜어트는 “새달(월삭)이 삼킨다”를 수정해서 “어떤 새로운 민족이 먹을 것이다”로 읽는다(cf. 신 28:33).




9. 진노, 돌이킴, 회복(5:8-7:1a)

본 단락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이스라엘 왕 베가(BC 740-732년)와 아람 왕 르신은 반앗수르 동맹을 형성하고 유다와 요담(BC 750-735년)이 가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요담은 제안을 거절했고 그들은 유다를 공격했고(BC 734년),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앗수르(디글랏-빌레셀 왕)에 도움을 요청했다(왕하 16:7-8). 앗수르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빼앗고 포로를 잡아갔다(6:11, BC 733년).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는 앗수르에게 너머가고 에브라임과 베냐민(5:8)만 독립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죽고 그 뒤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앗수르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그때가 BC 732년이며 8:13이 그 상황을 묘사한다.

5:8-15. 전쟁으로 부름

남유다가 베냐민을 침략하기 위해 북상한다(8절). 그날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벌의 날”(9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형제나라를 치는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10절).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브라임/북이스라엘에게 “좀”(고름) 같이, 남유다에게 “썩이는 것”(전염병)같이 되셔서 상처를 입히실 것이며(12-13절), 또한, 그들 모두에게 사자 같으셔서 그들을 찢으실 것이다(14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를 누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을 떠나가 계실 것이다(15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기대하신다(3:4-5, 신 4:30).

6:1-10. 회복에로의 초대와 여호와께 돌아감

1-3절은 참회의 노래이다. 여기서 호세아는 두 번에 걸쳐 권고적으로 초대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1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찢으셨으나”(5:14) 반드시 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앞에 살게 하실 것이다(2절, 신 32:39). “새벽 빛같이, 비같이”(3b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묘사이다.

하나님의 변치않는 신실성에 비할 때 에브라임과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헤세드]은 아침 구름/이슬같이 쉽게 사라진다(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신실함”[헤세드]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6절).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으며(7절, cf. 스튜어트는 “언약을 진흙처럼 취급했다”로 읽는다. Garrett은 언어의 유희로 이해하여 처음 사람과 지역으로서의 아담을 언급한다고 본다) 음행으로 더러워졌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강도같이 살인을 하였다(9-10절).

6:11-7:1a.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유다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고 하신다. 6:11의 “추수”는 부정적인 의미(심판)와 긍정적인 의미(상급) 모두에 쓰일 수 있다. 스튜어트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며, 7:1a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가 있을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는 여기에서 “추수”를 심판의 이미지로 이해하고, 11절을 후반부(“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를 7:1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cf. 7:13).




10. 열방에 뒤섞인 에브라임(7:1b-16)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외교정책의 전환, 특별히 앗수르의 북이스라엘 공격(BC 733년) 이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므나헴(BC 752-742년)은 디글랏-빌레셀3세에게 조공을 바치며 앗수르에게 복속했다(왕하 15:19-20). 베가(BC 740-732년)는 왕권을 찬탈했을 때 그는 아람-다메섹과 동맹을 맺으며 앗수르를 대적했다(왕하 16:5). 호세아(BC 732-722년)는 처음에는 다시 앗수르를 섬겼지만 후에 앗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왕하 17:3-4).

이스라엘은 먼저 속임수를 행하며 도둑질하고 습격한다고 비판받는다(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지켜보신다(2절, 5:3). 3절의 “그들은” 정치적 지도층들, 특별히 반역을 준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의 비위를 마친다. 4절의 “간음하는 자들”[메나아핌]은 “빵을 만들다”[아파]와 6절의 “분노”[아나프]에 대한 언어유희다. 정치적 지도층들은 달궈진 화덕같다. 그들은 불타는 권력욕을 가지고 혼란한 정세를 타서 반역(6절)과 폭력적 찬탈(7절)을 실행해 나간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었다(8절). 반쪽만 구워진 빵처럼 한쪽(하나님을 향해서)은 딱딱했지만 다른 쪽(열방을 향해서)은 덜 구워져 부드러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삼켰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9절),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과 앗수르를 찾았다(10-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계략과 힘을 의지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13-15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왕을 모반하고 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으로 평가하신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12, 16절). 그들의 멸망은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신 28:37).




11.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광풍을 거두다(8:1-14)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1절의 “독수리”의 이미지는 신명기 28:49의 저주를 연상하게 한다(“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음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7:7, 14) 이스라엘은 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2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5:4).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이다(4:6).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5:6). 이스라엘은 이미 “좋은 것” 버렸고(3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계략대로 왕과 지도자들을 세웠다(4a절).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니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4b-6절).

고대에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씨를 뿌렸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들이 바람[루아흐]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표현한다. 이는 “씨를 심을 지라도 거둘 것이 적을 것”이라는 신명기 28:38의 저주보다 더 심한 상태를 표현한다. 이스라엘은 이미 열방에게 삼켰다(8절, 7:9, 레 26:38). 9-10절은 호세아 왕이 앗수르에 도움을 청했던 일을 묘사한다(cf. 렘 2:23-25). 결국, 호세아 왕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 가게 된다(13절).

11-12절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자신들의 방법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듦으로 죄를 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13절).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 버렸지만(14a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13b절, cf. 7:2).

마지막 14b절은 유다에 대한 불 심판을 언급하신다. 이는 비록 심판의 경고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다가 그 심판에서 제외됨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유다도 돌이키지 않으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5:10, 6:11).




12. 축제의 날에서 형벌의 날로(9:1-9)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며 징벌에 대한 예언들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의 축제를 멈추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으므로(다른 신들에게 풍요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그 “값”-풍요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더이상 추수의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과 앗수르로 가게 될 것이다(3절). 그들은 그 쫓겨난 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되어 다시는 여호와께 예물도 드리지 못하며 어떤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4-5절, cf. 민 19:11-22). 그들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미 왔다(7a절).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피한 자들도 결국, 애굽에서 죽고 장사될 것이다. 그들의 귀중한 것들은 황폐될 것이다(6절).

사람들은 이런 선포를 하는 선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다. ‘영의 사람’이 미쳤다”(7b절)라고 조소한다. 8절은 호세아의 반박으로,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ESV)라고 말한다(cf. 스튜어트는 약간의 수정을 하여 “에브라임이 파수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냐?”라는 질문으로 읽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의”(원한)를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실 것이다(9절). 그들의 부패함은 “기브아의 시대” 같다(10:9, 삿 19-21장).




13. 버린 바 되고 쫓겨나고 미움을 받은 에브라임(9:10-17)

이 단락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며 은유적인 유형으로 역사적 회고를 한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매우 기뻤고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브올”(민 25:1-5)에서 “부끄러운”(바알)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가증스럽게 됐다(10절). 이러한 우상숭배는 현재 “길갈”(15절)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에 끝이지 않는 본성이 되었다. 이제 에브라임의 영광을 날아가며, 그 영광을 이어줄 자식들이 없게 될 것이다(11-13, 16절, 신 28:18). 13절은 성의 포위 공격으로 인한 기근에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상황을 암시한다(신 28:53-57). 한편 “두로”는 인신제사로 유명했던 곳이다(Garrett). 두 나라는 자식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14절에서 호세아 갑작스러운 간구가 나타난다. 그의 간구가 “저주의 기도”(스튜어트)인지 “중보의 기도”(Mays)인지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모호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호세아서의 특성상 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다. 그의 기도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동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간구는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이기도 하다(cf. 눅 23:30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러한 간구의 삽입은 그 저주가 얼마나 클 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함없는 음행으로 인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15절). 호세아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16절). 그들은 반역자들이며 (길갈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17절).




14. 예전과 왕과 수도 성읍의 종말(10:1-8)

이스라엘은 농경적 풍요를 경험할수록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 “그들의 마음은 나뉘어졌다”(2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예배했겠지만, 이는 하나님께 대한 충실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과 주상”을 허물어 뜨릴 것이며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2, 8절). 그들은 나라가 망하여 왕을 잃을 때에도(7절) “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은 많은 말과 약속을 하고, 국제적인 조약을 세우지만 소용이 없다. 그의 재판/정의도 독초같을 뿐이다”라고 말한다(3절). 그러나 모세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다(삼상 12:12).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숭배해고 있는 “벧엘”의 송아지상을 앗수르로 옮겨 가서 앗수르 왕(“위대한 왕”)에게 바쳐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슬픔이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5-6절). 신명기 28:36-37은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로서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언약의 저주는 BC 722년 호세아 왕이 잡혀감으로써 성취되었다(왕하 17:4).

8절은 다시 산당의 파괴와 제단의 황폐를 예언하며, 그때에 사람들이 크나큰 두려움과 비참함으로 인하여 차라리 죽기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최후 종말의 때에 자신을 거절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로 새롭게 적용하신다.




15. 흉악한 자들을 치는 전쟁(10:9-15)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발하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시대”(9:9, 삿 19-21장)부터 지금까지 범죄한다고 하시며 전쟁을 통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9-10절). 10절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는 표현은 “두 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절에서 에브라임은 타작하기 좋아하는 길들여진 암소로 비유된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가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일(언약에 대한 순종)은 유다와 함께해야 하는 일이다. “야곱”은 초창기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독특한 용어이다. 그들은 묵은 땅을 경작해야 한다(12절). 이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죄를 거두었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을 위해 공의[체다카]를 심고 인애[헤세드]를 거두어야 한다. 그들은 자들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고 비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체덱]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12-13절).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13절 후반부는 전쟁 이미지로 바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길(지략)과 군사력을 의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전쟁으로 망할 것을 말씀하신다(14-15절). 14절의 “살만”이 벧아벨을 무너뜨린 사건은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느 때인지 단정하기 어렵다(살룸, 살만에셀1세 혹은 살만에셀5세를 가리킨다고 본다). 하지만 이 전쟁은 잔혹함과 두려움으로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16. 애굽에서의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11:1-11)

본문의 처음 부분은 부모가 패륜아에 대해 행하는 법률적 고소의 양식과 유사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신 21:19-21).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사랑하시고 애굽에서부터 부르셨다(출 4:22-23, cf. 마 2:15). 그러나 그 아들은 부름을 받을 수록 아버지를 멀리했고, 우상을 섬겼다(2절). 아버지는 아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안으시며 아플 때 고치셨지만 아들은 그것을 알지[야다] 못했다(3절). 은유는 가축의 은유로 바뀐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목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4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배역하였다(5, 7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계책”으로 말미암아 앗수르에 의해 성읍이 정복되며(6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8절부터는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긍휼”의 마음 표현하신다. 그들이 벌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사” 그들에게 “다시는” 진노를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9절).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께 나아 오되, 애굽과 앗수르에서부터 떨며 나아 올 것이다(10-11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집에 정착시키실 것이다.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신명기의 예언 양식을 따른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신 4:31).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이후에, 야웨는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시작하신다... 이것은 호세아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즉 앞으로 있게 될 남은 자들을 위한 자비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그 자비의 약속은 언약을 따랐던 의로운 자들, 즉 호세아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유념했던 자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연이은 돌아옴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바사(페르시아)의 고레스 통치 기간 동안에 시작되었다(주전 539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신약의 저자이면서 완성자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되었다”(스튜어트).




17. 거짓말쟁이 이스라엘(11:12-13:1)

이 본문은 대부분이 선지자의 말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법률 소송[리브]” 양식을 띤다. 배경은 BC 723년 살만에셀의 공격이 잠시 멈추었던 어느 시기, 상대적으로 회복되었던 시기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헛된 소망을 품고 앗수르와 애굽과 계약을 맺으며 그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사기)”을 행했다(11:12-12:1, cf. 히브리 성경은 11:12이 12:1이 된다). 하나님의 소송(논쟁)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를 포함한다(12:2). 이스라엘의 조상은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었다(“발꿈치를 잡다”는 동사는 “속이다”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이다). 그는 하나님과 겨루고(“이스라엘”의 뜻) 울며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벧엘에서 그를 만나주셨다. 호세아는 “우리”(12:4)라고 표현함으로써 야곱의 개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호세아는 야곱을 만나주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한다. 이스라엘은 “인애[헤세드]와 정의[미쉬팟]”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래야 한다(12:5-6).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애도 정의”도 없었다(4:1). 그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다(12:7, cf. 암 8:4-6). 그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며 자신에게서 불의를 찾아 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12:8).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아내를 얻었던 이야기와 한 선지자(모세)를 통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음(12:12-13)을 말씀하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주신 것임을 강조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했으며 “길르앗”(6:8)과 “길갈”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배반했다(12:10-11).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12:9) 피흘린 죄와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12:14).

스튜어트는 Adersen과 Freedman과는 다르게 13:1을 법률 소송의 결론으로 본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교만하였고 바알숭배로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것이 소송의 결론이다(12:2).




18. “내가 이스라엘 너를 멸할 것이다”(13:2-16)

호세아의 예언들은 종종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가 결합되어 사용된다. 이스라엘 중에 자신을 높인 (마지막 남아 있는 지파인) 에브라임(13:1)은 우상숭배의 범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과 이슬 같이, 날리는 쭉정이와 굴뚝의 연기 같이 사라질 것이다(3절).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주제는 다신 숭배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4절, 12:9).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알았다”-5절). 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풍요로워지면서 교만하여지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알다”) 하나님을 잊었다(6절, cf. 신 8:12-14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결말은 분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9절).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사자, 표범, 곰, 암사자”)가 되실 것이다(7-8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던 때를 상기시키신다(10-11절).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노 가운데 왕을 주셨지만(삼상 8:7) 결국, 왕의 불순종으로 패하셨다. 결국,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순간에 구원해야 할 왕과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다(cf. 아마 이때는 살만에셀5세가 이미 호세아 왕을 사로잡은 때일 것이다-왕하 17:4).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4, 14절).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풍성함을 추구하며 다산 종교에 빠졌지만 결국, 자식은커녕 자신마저도 죽을 위험에 빠진 상황을 묘사한다(13절).

14절은 처음 두 문구를 평서문으로 해석하느냐 의문문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미가 달라진다. 스튜어트는 후자를 지지하며 본 구절이 어떤 희망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NRS, NAS). 마지막 문장 “뉘우침(연민)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는 표현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칠십인역, NIV, McComiskey, Adersen과 Freedman은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번역한다. 사도 바울도 고전 15:55에서 이 구절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용했다.

15-16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써 에브라임이 형제들(다른 지파들) 중에서 결실할지라도 “동풍”/“여호와의 바람”에 의해 모든 것이 마르고 약탈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동풍”은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앗수르의 군대를 나타낸다.




19. 돌아올 남은 자들을 위한 약속(14:1-8)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한다(2:7, 9, 3:5, 6:1, 7:10, 16, 12:6).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몰락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나아와 모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참회의 서원을 하라고(제물이 아닌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가르친다. 다시는 “앗수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라고 한다(2-3절, cf. 8:6, 9).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아마도 이 본문은 앗수르의 포위 공격의 막바지 어느 시점, 혹은 멸망 이후에 선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배교를 고치시고[라파]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실[아하브]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신다(4절, 11:9). “사랑과 진노는 감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징벌과 용서의 과정에 대한 언약적으로 표현된 묘사들이다. 야웨의 진노는 야웨 자신의 은총에 의해서만(cf. 2:14, 15) 진정될 것이다(cf. 11:9). 종말에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되는 축복(cf. 신 30:6)을 받을 것이다”(스튜어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과실나무(감람나무, 포도나무)같게 하실 것이다(신 33:13, 28). 이스라엘은 또한, 깊이 뿌리 박은 레바논 백향목같을 것이며 그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5-7절, 11:11).

8절의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그 우상숭배를 버릴 것을 호소하고 계신다. 우상숭배를 그칠 때까지는 회복을 위한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cf. 신 4:28-30)”(스튜어트).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심(“이슬”-5절, “푸른 잣나무”-8절)을 알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풍성한 생명의 세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은 친히 이스라엘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웨께 돌아온 뒤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꽃이 필 것이다.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시작된 것을 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교회는 호세아와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회복의 약속들을 유산으로 받고 있다(갈 3:29).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을 고대하고 있으며, 언약적 저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협도 마지막으로 폐기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계 22:2-3)”(스튜어트).




20. 지혜로운 독자에 대한 도전(14:9)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성된 시로써, 독자에게 호세아의 예언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태도와 행위를 취할 것을 도전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8:1, 12) “알지”[야다]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패역함)로 말미암아 그 길들에 “걸려 넘어졌다”([카샬]=4:5, 5:5, 14:1). 그러나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깨닫고 “여호와의 옳은 길들”로 걷기를 촉구한다.







요엘

성경 해설


요엘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엘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 책으로, 유다를 덮친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더 큰 심판과 구원의 전망으로 확장한다. 시적 예언과 예배 공동체를 향한 호소, 묵시적 우주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른다. 심판의 날은 죄인에게 두렵지만, 회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성령의 선물,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




2. 책명

책명은 브두엘의 아들 선지자 요엘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와 ‘엘’이 결합된 이름이다. 이 이름은 메뚜기와 군대, 열방과 자연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에게 영을 부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책의 내용과 어울린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이 있지만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름 외에 확실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밝히며,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장로·시온 공동체에 익숙했음을 보여 준다. 기록 연대는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특히 논쟁적이다. 왕을 언급하지 않고 제사장과 성전을 강조하는 점은 포로 후기 연대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지만, 두로·시돈·블레셋과의 관계 및 아모스와의 문학적 접점은 포로 이전 연대와도 잘 맞는다. 주전 9세기부터 5세기 이후까지 여러 견해가 제안되므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연대의 불확실성이 요엘의 역사적 재앙이나 예언의 권위를 약화하지 않으며, 본문은 실제 위기 속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어진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유다 땅은 전례 없는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곡식·포도주·기름과 목초를 잃었고, 성전에 드릴 소제와 전제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농부와 포도원지기, 제사장과 장로, 어린아이와 신혼부부까지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요엘은 이 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무시하지 않고 신명기의 언약 저주와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깨닫게 하는 경고로 해석한다(신 28:38-42). 목적은 특정 개인을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세대가 사건을 기억하며 금식과 성회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20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참상을 묘사하고 장로·주민·농부·제사장에게 애곡과 성회를 명한다. 2:1-11은 메뚜기 군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선포한다. 2:12-17은 ‘이제라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공동체 전체를 부르며, 2:18-27은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질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곡식과 비와 수치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한다. 2:28-32은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종말의 약속이다. 한국어 성경 3장은 열방을 심판의 골짜기에 모으고 시온을 피난처로 삼으며, 성전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실 최종 회복을 보여 준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요엘의 중심 주제인 ‘여호와의 날’은 한 번의 단순한 사건만 가리키지 않는다. 눈앞의 메뚜기 재앙과 임박한 역사적 심판에서 시작하여 열방의 최종 심판과 시온의 구원까지 여러 지평을 가진다. 그 날을 민족적 특권 때문에 자동으로 기뻐할 수 없으며, 언약 백성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설 수 없다. 반대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애가 크시므로, 죄인은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돌아갈 수 있다(2:12-14).

참된 회개는 외적 애곡을 무시하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옷을 찢는 종교적 표현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회개는 하나님을 조종하여 재앙을 취소시키는 기술이 아니며, 선지자는 하나님이 복을 남기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겸손히 말한다(2:14). 회복은 농업적 풍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을 아는 지식, 모든 계층에 부어지는 영과 수치의 제거로 나아간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메뚜기와 가뭄은 땅의 풍요와 예배가 언약의 주께 달려 있음을 보여 주며, 회복의 비와 곡식은 신명기의 복을 되돌린다. 그러나 요엘의 전망은 옛 질서의 복구보다 크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영을 부어 자기 말씀을 알고 선포하게 하신다(2:28-29).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며, 열방의 폭력과 노예 매매를 심판하신다.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샘이 흘러 메마른 골짜기를 적시고 하나님이 시온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는 새 언약의 성령 공동체와 새 창조의 임재를 준비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베드로는 오순절에 요엘의 성령 약속을 인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으셨다고 선포한다(행 2:16-36). 성령은 특정 선지자나 지도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류의 백성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신다. 바울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복음에 적용한다(욜 2:32; 롬 10:9-13). 오순절은 약속의 결정적 성취이지만 최종 여호와의 날과 새 창조는 아직 기다린다.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재림 때 악을 심판하고 완전한 피난처와 생명을 이루신다.




9. 읽는 방법

메뚜기 떼를 실제 재앙과 무관한 침략군의 암호로만 읽거나, 반대로 자연재해의 기록에만 가두지 말아야 한다. 실제 재앙이 군대와 우주적 심판의 언어로 확대되면서 여호와의 날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예언적 기능을 살펴야 한다. 오늘의 모든 재난을 특정 집단의 죄에 대한 직접 심판이라고 단정하거나 피해자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재난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유한성과 죄, 하나님의 통치를 돌아보게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 원인을 계시 없이 함부로 확정할 수 없다.

성령 부으심을 새로운 개인 계시나 특별 체험의 우열을 세우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모든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도록 성령을 받았다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꿈과 환상은 성령의 보편적 선물을 묘사하는 예언적 언어이며 성경의 최종 권위를 대체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날을 공포만 조장하는 종말론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최종 심판과 회복을 기다리라는 부르심으로 받아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요엘 서론 및 본문 해설; 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데이비드 A. 허바드, 『요엘·아모스』;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요엘·아모스·오바댜』;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요엘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요엘 서론을 참고하였다.






I. 메뚜기 재앙과 경고(1:1-20)

1장 메뚜기 떼 재앙과 경고(1:1)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신탁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2-4절:

늙은 자들과 모든 주민을 향한 외침. 전무했던 ‘메뚜기 떼’ 재앙의 심각성을 알고 이 일을 후손들에게 말하라(혹은 낭송하라).

메뚜기 떼: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 떼는 매우 흔했으며 그 피해는 어마어마 했다. 수단 지역에서 서식하는 메뚜기는 2월 혹은 3월에 계절풍을 타고 이집트나 팔레스틴으로 이동한다. 메뚜기 한 마리는 자기 무게 만큼의 양식을 매일 먹어치우며 메뚜기 떼는 약 1,0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서울-605km2)을 뒤덮는데, 1평방킬로미터에 약 4,000만 마리 이상의 메뚜기들이 밀집해 있다. 한 마리의 메뚜기가 알을 낳으면 4개월 안에 1,800만 마리의 새끼가 생길 수 있다. (IVP배경주석)

*1899년 목격된 메뚜기 떼는 5,000제곱(평방)킬로미터에 달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15절) 심판이다(cf. 15절). 메뚜기 떼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성취이다(cf. 신 28:38-42). Stuart는 ‘메뚜기 떼’를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에 대한 은유로 이해한다.

5-9절:

취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 깨어 울어라. 왜냐하면, ‘한 강한 민족’이 공격해 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해쳤다. 메뚜기가 ‘군대’와 ‘사자’로 비유되고 있다(6절, cf. 계 9:7-8). ‘젊은 날의 남편을 위해’ 애곡하는 처녀처럼 애곡하라.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와 전제물이 끊어졌고(9절, cf.13절) 이로 인해 제사장은 슬퍼한다.

10-12절:

(메뚜기 떼로 인하여)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게 되었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애곡하라. 왜냐하면, 밭의 소산(밀과 보리-가장 중요한 곡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포나나무와 무화과나무(안정과 번영의 상징이며 메뚜기가 좋아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먹는 나무이다) 등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cf. 16절).

13-14절:

제사장들아, 굵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울어라. 왜냐하면,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cf. 9절).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사장의 몫이 없어짐,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 끊김) 그러므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주민을 성정으로 모아 회개의 기도를 하라.

15절:

‘여호와의 날’이 가깝게 있다. 이 날은 ‘전능자로부터 오는 멸망’(사 13:6)의 날이 될 것이기에 슬픈 날이다.

현재의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의 피해를 보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모습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송병현)

16-20절:

먹을 것이 없어졌으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졌다. 농사는 전혀 되지 않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 ‘불’과 ‘불꽃’이 목장의 풀과 모든 나무를 살랐다. 요엘은 이것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19절).




II.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2:1-32)

2장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2:1)

1장이 이스라엘에 실제있었던 메뚜기 떼의 피햬를 언급했다면 2장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주의 군대를 메뚜기 떼에 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Garrett).

1-3절:

시온에서 나팔을 붊으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에 이르렀음(=1:15)을 알려라. ‘여호와의 날’은 ‘많고 강한 백성’(cf. 1:6) 이 이르며 전무후무하게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연상케 함). 에덴동산 같았던 땅이 ‘불’과 ‘불꽃’(=1:19)으로 (전쟁 후의 폐허처럼)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4-11절:

그 ‘많고 강한 백성’의 모양은 전쟁의 말 같으며 전쟁에서 잘 싸우는 ‘강한 군사, 무사’와 같다.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는’ 모습은 여전히 메뚜기 떼를 연상하게 한다. 그 군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질리고(6절), 땅은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10절, 종말론적 표현, cf. 31절, 사 13:10, 13). 놀라운 것은 그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11절, cf. 1:15-‘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는 멸망’).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31절)이 될 것이다. 그 날을 당할자 누구랴?

12-17절:

회개선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13절). 너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반드시 용납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Baker).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Stuart). 더 나아가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복을 내리셔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수도 있다(14절, 1:9, 13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되는 문제를 해결하심). 그러므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15절, =1:14). 장로들로부터 젖 먹이는 자들까지, 새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모이게 하라. 제사장들은 중보기도를 하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욕되게 하지 마시며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17절, cf. 19절).

18-20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기도응답으로써 풍족한 양식(24절)과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실 것이다. 20절의 회복 때에 동해(아마도 사해)와 서해(지중해), 악취를 언급하는 것은 메뚜기 떼를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cf. 출 10:19).

21-27절:

그러므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20-21절, cf. 행 2:11)을 하셨기 때문이다. ‘들짐승들아’ (먹을 것이 없으므로-1:18) 두려워 말라. 풀과 열매가 회복될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23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언약적 저주에 속하며(신 28:23-24) 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된다(신 11:13-15).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에는 우기(겨울)과 건기(여름)으로 나뉘는데 우기는 ‘이른 비’(가을비, 10-11월)로 시작하여 ‘늦은 비’(봄비, 4월 초)로 끝난다. 이 가을 비와 봄 비로 인하여 토양은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된다. 봄에 곡식을 추수하여(보리-5월, 밀-6월) 여름 동안(7-8월) 탈곡하고 까부른다. 포도는 가을에 거두고, 올리브 추수는 겨울까지 이어진다. (IVP배경주석)

어떤 학자들은 ‘적당한 양의 비’를 ‘의로운 선생’으로 해석하여 쿰란 공동체의 메시아(‘의로운 선생’) 사상의 근거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맥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통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질 것이며(19절), ‘큰 군대’=메뚜기 떼로 인해 피해봤던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25절).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26-27절에 반복됨).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을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이다(26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27절).

28-32절:

‘그 일 후에’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그리고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으실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 남자들은 ‘환상/계시’를 볼 것이다(28절, cf. 행 2:16-18). 이는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내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선포하는 자(선지자의 역할)가 되리라는 것을 중복하여 강조하는 표현이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전쟁)의 날(=11절)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 전에 하늘과 땅에 ‘이적들’을 주실 것이다.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32절, cf. 행 2:21, 롬 10:13). 심판의 날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건짐을 받는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III.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3:1-21)

3장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3:1)

1-3절: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내 백성’을 흩어버리고 끌고 갔던 모든 나라를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여 거기서 심판할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Garrett은 이곳을 갈멜 산에서 므깃도에 이르는 이스르엘 골짜기이며 아마겟돈 전쟁(계 16:16)이 펼쳐질 곳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여호사밧’(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1-2절을 근거로 요엘서의 배경을 바벨론의 포로시기로 보기도 한다(Baker).

4-8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느냐? 너희가 행한 것을 그대로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을 팔아 넘기고 ‘내 성전의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9-17절: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의 골짜기’(14절)에 모이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이다(12절, cf. 2절).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11절) 승리해 나가는 전쟁(심판)의 모습을 낫을 사용하여 추수하고 포도주 틀을 밟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13절, cf. 계 14:19).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15절=2:10).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cf. 2:32=‘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cf. 2:27, 계 21:10).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cf. 계 21:27).”

18-21절:

18절의 표현은 회복의 때에 풍성함 있을 것을 묘사한다. 특별히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은 에덴동산과 계시록의 완성된 예루살렘 성(계 22:1)을 연상시킨다. “이제는 내가 갚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다.”(21절, cf. 신 30:7, 32:43)







아모스

성경 해설


아모스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아모스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세 번째 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외적 번영 뒤에 감추어진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폭로하는 예언서다. 열방에 대한 심판 신탁, 이스라엘을 향한 설교와 애가, 다섯 환상과 아마샤와의 대결, 마지막 회복 약속이 결합되어 있다. 여호와는 시온에서 포효하시며 모든 민족의 잔혹함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언약 백성의 왜곡된 예배와 약자 착취를 엄중히 물으신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기 백성을 다시 심으실 은혜가 남아 있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이름의 정확한 뜻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짐을 진 자’ 또는 ‘짐을 나르는 자’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 이름은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북왕국에 전한 그의 사역과 잘 어울리지만, 이름의 어원만으로 책의 의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아모스는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츠’와 다른 인물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드고아의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유다 왕 웃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큰 지진 두 해 전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받은 말씀이라고 밝힌다(1:1). 그는 직업적 선지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고 목축과 뽕나무 재배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 양 떼를 따르던 그를 데려다가 북왕국에 예언하도록 부르셨다(7:14-15). 두 왕의 통치가 겹치고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이 절정에 이른 주전 760–750년경의 사역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책의 메시지는 익명의 후대 공동체가 만든 사회 비평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은 영토를 회복하고 무역과 농업으로 부를 누렸지만,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권력자와 상인은 가난한 자를 은 한 조각과 신 한 켤레 값에 팔고 거짓 저울을 사용했으며, 재판에서는 뇌물로 정의를 굽게 했다. 상아 궁과 겨울·여름 별장을 누리던 지도층은 요셉의 파멸을 근심하지 않았다. 한편 벧엘과 길갈에서는 절기와 제사가 활발했지만 금송아지와 혼합된 예배였고 삶의 불의를 가렸다. 아모스는 번영과 종교 활동을 하나님의 자동적 승인으로 여기는 첫 독자의 착각을 깨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앗수르를 통한 포로와 멸망이 임할 것을 경고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2은 표제와 여호와의 포효로 책을 연다. 1:3–2:16은 다메섹에서 시작해 주변 열방과 유다를 지나 북이스라엘에 이르는 심판의 원을 좁히며 청중 자신을 피고석에 세운다. 3:1–6:14은 선택받은 백성의 더 큰 책임, 돌이키지 않은 징계,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거짓 예배와 뒤집힌 여호와의 날, 지도층의 안일을 고발한다. 7:1–9:10은 메뚜기·불·다림줄·여름 과일·제단의 다섯 환상과 벧엘 제사장 아마샤의 말씀 거부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확증한다. 9:11-15은 분위기를 전환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 풍성한 땅과 귀환, 다시 뽑히지 않을 심음을 약속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아모스는 정의와 예배를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절기·성회·번제·노래 자체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짓밟으면서 종교 행위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위선을 미워하신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선을 사랑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구다(5:14-15, 21-24). 사회적 죄는 개인의 탐욕과 우상숭배, 부패한 법정과 경제 관행이 결합된 언약적 반역이며, 하나님은 이웃 사랑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여호와의 날은 자동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심판의 날이 된다(5:18-20).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전쟁 범죄와 노예 매매, 형제에 대한 무자비도 심판하시므로 어느 민족의 신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분은 별자리와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나라들을 이동시키시는 만군의 주이시다. 동시에 첫 두 환상에서 선지자의 중보를 들으시고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며, 아무 공로도 제시되지 않은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는 말씀은 선택이 죄의 면책 특권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언약적 책임을 동반함을 보여 준다(3:1-2). 출애굽과 가나안 선물, 나실인과 선지자를 주신 은혜를 거부한 백성에게 신명기의 기근·가뭄·전쟁·포로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체질 가운데 남은 자가 보존되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며,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 아래 포함되고 땅의 저주가 풍요로 바뀐다(9:8-15). 이 결말은 언약 심판을 통과해 다윗의 왕권과 열방의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보여 준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아모스 9:11-12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는 일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 약속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행 15:13-18). 부활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할례나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은혜로 한 백성이 된다. 아모스의 마지막 약속은 인간이 먼저 정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그 은혜는 불의를 묵인하지 않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예배와 삶에서 정의와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한다.




9. 읽는 방법

아모스를 현대의 특정 정치 이념을 정당화하는 구호집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사회적 불의를 개인 경건과 무관한 부차적 문제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책이 모든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자의 희생 위에 쌓인 사치와 부정한 거래, 법정의 부패와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분명히 심판한다. 5:24을 문맥에서 떼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심, 거짓 예배의 거절, 언약의 공의와 함께 읽어야 한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도 단순한 전도 집회 초청문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백성이 심판주를 대면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4:12).

아모스 3:6은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밝히지만, 오늘의 모든 재난에 대해 계시 없이 특정 죄와 정확한 인과관계를 선언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선지자가 실제로 받은 말씀과 우리의 제한된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여호와의 날을 교회나 신앙 집단의 자동적 승리로 여기지 말고 먼저 자기 확신과 위선을 살펴야 하며, 심판 신탁과 환상을 마지막 회복 약속과 함께 읽되 회복을 값싼 낙관론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아모스 서론 및 본문 해설; 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데이비드 A. 허바드, 『요엘·아모스』;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요엘·아모스·오바댜』;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아모스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아모스 서론을 참고하였다.






1. 표제와 시대(1:1)

표제는 저자의 출신(남유다), 신분(목자-7:14) 그리고 그가 활동한 시대(여로보암2세 통치 후반기)에 대해 말해 준다. 아모스는 당시에는 잘 알려졌을 큰 지진 전에 하나님의 “말씀들”[디브레]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아모스서의 예언들 중 어떤 부분들(3:14-15, 6:11, 9:1, 9)은 언약적 저주로서 지진(슥 14:5)을 예언한 것으로 보인다. 아모스서 메시지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2. 사자인 여호와께서 황량함을 보내시다(1:2)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포효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3:8).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남유다 예루살렘(시온)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혹은 “우뢰를 발하신다”). 그러나 그 천둥소리는 비가 아닌 가뭄을 가져온다. 가뭄은 언약적 저주를 나타낸다.




3.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1:3-2:16)

메신저 아모스는 8개국의 죄를 고발하며 각 경우에 규약적 징벌들을 선포한다. 그리고 현재의 단락에서는 회복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주어지지 않는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압을 제외한 다섯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했다는 주된 이유로 불 심판이 내려진다.

① 다메섹(1:3-5)

다메섹이 지적받은 대표적인 죄는 이스라엘의 땅 길르앗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왕 하사엘과 벤하닷을 불로 멸하실 것이다. 다메섹은 전쟁의 공격을 받아 왕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5절의 세 도시는 앗수르가 정복하려는 주요 도시들이었다.

② 블레셋의 가사(1:6-8)

가사(Gaza)는 블레셋의 다섯 성들 중에 가장 남쪽에 있었던 성읍으로 당시 상업적으로 융성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에 잡은 포로들을 상품처럼 에돔에 팔아 넘겼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셔서 그 나라의 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③ 두로(1:9-10)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 해안에 있는 강력한 해안 도시 국가이다. 두로도 노예무역을 한 것(욜 3:6)에 대해 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의 계약”은 두로 조약을 언급하는 것이다.

④ 에돔(1:11-12)

에돔은 자신의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공격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주요 성읍인 데만과 보스라를 불사르실 것이다.

⑤ 암몬(1:13-15)

아모스 당시에 암몬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왕하 14:25). 그러므로 암몬이 길르앗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지적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유일한 주요 성읍인 랍바에 불을 놓으실 것이며, 왕과 지도자들은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암몬은 주전 7세기 어간에 앗수르에 의해 속국이 되며 매우 무거운 조공을 바쳤다. 그 후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했으며 주전 6세기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멸절되었다.

⑥ 모압(2:1-3)

모압과 에돔은 서로 역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모압의 죄목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부활의 기회를 막으려는 시도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불을 보내실 것이며 재판장(왕)과 지도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⑦ 남유다(2:4-5)

유다의 죄목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 우상을 섬긴 것이다. 유다도 다른 이방 나라들에 심판을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불 심판이 선언된다.

⑧ 북이스라엘(2:6-16)

이스라엘은 앞의 모든 신탁에 이어 정점에 놓이며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통렬한 비난을 받는다. 그들이 먼저 지적받는 주된 죄목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압제와 음행이다. 이러한 사회의 불의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교적 사상(예배) 가운데 있음을 전제한다(8절).

9-12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즉 출애굽 이후와 “아모리 사람”(가나안 사람)을 정복하게 되었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이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며, “나실인”과 선지자를 멸시했음을 지적한다(12절). 그들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함으로써(7:12-13)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짓누르실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죽음이 임할 것이다(14-16절).




4. 언약적 책임(3:1-2)

이 신탁은 3장부터 6장(혹은 9:10까지)에 이르는 심판 신탁의 서론 역할을 한다. 이 신탁의 대상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임을 분명히 한다.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너희만 알았다[야다]”는 말에서 [야다]는 여기서 “~에 특별하게 연관된”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그들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적 책임”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근거로 복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가 “벌”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신다(5:18).




5.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3:3-8)

이 신탁의 주요 주장은 이스라엘의 재난들이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6절은 이러한 경고들이 당시 아모스의 청중에게 알려진 재난들(cf. 4:6-11)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에 대한 확실한 경고들을 그분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셨다(7절).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사자가 울부짖을 때에(1:2)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는 그분의 뜻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8절).




6. 부유한 자들의 멸절(3:9-4:3)

아스돗(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 하나)과 애굽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학대”를 보도록 초청된다. 블레셋과 애굽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포학과 겁탈”이 일어난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귀족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선포하신다. 사방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쇠하게 하며(레 26:19)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신 28:31). 사마리아는 처참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3:12 “침상의 한 부분과 방석의자의 한 모서리와 함께” 겨우 살아 날 것이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족속(집[바아트])”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벧엘(하나님의 집)의 제단들”과 “화려한 궁(집[바아트])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임을 알아야 한다(3:13-15).

4:1-3은 사마리아의 귀부인들(“바산의 암소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다. 이들도 남자 지도자들과 똑같이 사회의 약자들(“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며 압제하는 자들이다(3:9-10). 이들은 가정에서도 자신들의 “남편”[아돈]을 교만하게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끔찍한 죽음을 선언하신다(레 26:30, cf. 3절의 “하르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정하기 힘들다).




7. 예로서 나열되는 지난 징벌들(4:4-13)

벧엘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왜곡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반역”[파샤]을 더하는 일일 뿐이었다. 의무제사가 아닌 자원제(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적인 종교행위를 자랑했다(cf. 마 6:2, 23:5). 그들은 이런 종교적 행위를 “사랑한다”[아하브](5절).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3:9-10, 4:1).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언약적 저주들(기근-6절, 가뭄-7,8절, 농경적인 재앙-9절, 전염병과 전쟁-10절, 성읍파괴-11절)을 주어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 심판을 선언하신다. “네 하나님 만나기[키르아]를 준비하라[쿤]”(12b절)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19:11, 17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 그때에는 어떤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8.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5:1-17)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집)에게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지은 애가를 들으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땅에 내쳐졌으며(과거 시제로서 확실한 미래를 표현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읍마다 남자들이 급격히(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1-3절, 신 28:26).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절망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라고 명령(초대)하시며 그러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다(4, 6a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배타적인 일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 벧엘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아마도 또 다른 우상숭배지였을 것이다)로 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뿐이었다(대하 13:9-11).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요셉의 집”에 임하실 것이다(6b절, 신 4:24).

8절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여호와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또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8-9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10절). 이스라엘은 “정의[미쉬팟]와 공의[체다카]”를 버렸다(7절). 그들은 약자들을 압제하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11-12절).

하나님의 호소는 계속된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14a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정의[미쉬팟]를 세워라”(15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호소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주시기를 원하신다(14b절).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지 않는다면 “요셉의 남은 자”(15절)에게 자비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은 오직 징벌이 있은 뒤에 축복이 다시금 올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너희 가운데 지나가실 때”) 모든 사람이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결론을 맺는다(16-17절). “지나가신다”[아바르]는 표현은 출애굽 당시 모든 장자의 죽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출 12:12)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킨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애곡하게 됐었다.




9. 여호와의 두려운 날(5:18-27)

본문은 “재난의 신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면서(24절) 종교적 예배에 충실하고 헌신적이라는 이유(21-23절, 4:4-5)로 “여호와의 날”(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날은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8, 20절, 신 28:29, cf. “어둠” “캄캄함”은 출애굽 사건 때의 9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절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정의와 공의”를 끊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신다(24절, 7절, 6:12). “정의와 공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으로 분노하지 않으셨다(25절).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다(26절). “식굿과 기윤”은 가증한 것이란 뜻으로, 전통적으로 메소보다미아 지역의 별신들인 ‘삭쿠트’(Sakkuth)와 ‘카이완’(Kaiwan)을 가리킨다. 27절의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앗수르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10.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힐 것임(6:1-7)

1절은 화가 시온(남유다)과 사마리아(북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선언한다. “교만한 자”는 “안일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으며 “마음이 든든한 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3-6절은 그 성읍들에 있는 지도층들(3:9, 4:1)의 안일한 태도를 잘 묘사한다. 그들은 “재앙의 날”(3절) “요셉의 파멸”(6절)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포악과 사치와 쾌락을 즐긴다. 2절의 아람의 성읍인 “갈레와 하맛” 그리고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러한 성읍들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스스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잔치를 그치게 하실 것이다(7절).




11. 다가올 완전한 패배(6:8-14)

8절은 하나님의 맹세와 더불어 새로운 신탁을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표현은 아모스에서 세 번 나오는데(4:2, 8:7)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중심 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자만)”과 “궁궐들”을 싫어하심으로 그 집 안의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실 것이다. 10절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끔찍한 죽임 이후에 살아 남은 자들이 또 다른 재앙 만날 것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피하길 원할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는 공포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은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 수 없고, 소가 바위에서 밭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한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12절). 13-14절은 전쟁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이스라엘이 가진 교만, 즉 자신들의 힘으로 “하맛”을 정복(왕하 14:28)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앗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 전역(왕하 14:25)을 박해하게 하실 것이다.




12. 파멸에 대한 환상들과 공적인 반응(7:1-8:3)

첫 번째(메뚜기 떼)와 두 번째(불) 환상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시고 아모스는 중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다(7:1-6). 그러나 세 번째 환상(다림줄, 7:7-9)과 네 번째 환상(여름 실과, 8:1-3)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실 것임을 확증하신다(cf. 스튜어트는 “다림줄”은 오역이며 “양철 깡통”이라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림줄/양철 깡통”[아나크]는 “슬픔/비탄”이라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이며 “여름 실과”[카이츠]는 “끝”이라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이다). “이삭(브엘세바-창 26:23)의 산당들”과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며(7:9) “궁전(성전)의 노래”는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8:3).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사이에 아모스와 벧엘의 제사장(아마샤)의 이야기(7:10-17)가 삽입된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한다. 왕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모스에게 “벧엘”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한다. 벧엘은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라는 것이다(13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모스는 목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언한다고 하며, 아마샤와 그의 집이 임할 재앙(17절)을 선언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반드시 실행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한다.

“아모스의 부정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마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한 대가를 경험해야만 했다”(더글라스 스튜어트).




13. 위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징벌들(8:4-14)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가운데 부하게 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신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사 일들을 위해 월삭과 안식일 등 절기가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자들이다(5절). 그들은 거짓 저울로 속이며 가난한 노예(혹은 품꾼)들을 헐값에 사들인다(6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7절).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고 대낮이 캄캄해지며(신 28:29) 모든 기쁨은 애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8-10절).

이제 징벌은 “말씀[다바르]의 기근”(11절)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다닐지라도 찾지못하고 젊은이들조차 목마름으로 쓰러지게 될 것이다(12-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찾음)에 대해 응답하시지 않고, 새로운 계시뿐만 아니라, 옛 율법을 바르게 전해줄 선지자를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책망과 예언 듣기를 거절해왔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찾아 충성을 맹세했었다(14절).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찾고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14. 전능자의 진노에서 피하지 못함(9:1-10)

아모스는 8:1-3절의 네 번째 환상에 이어 9:1-4에서 다섯 번째 환상을 본다. 제단 곁에 서신 주님[아도나이]께서 성전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사람들 위에 무너지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남은 자들을 다 칼로 죽이시겠다고 하신다. 그들은 어디에도(스올-하늘-갈멜산꼭대기-바다-포로됨) 숨지 못하고 죽음을 피하지도 못할 것이다(2-4절, cf. 시 139:7-8, 신 32:22, 39). 5-6절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로 땅을 녹이시며 뒤흔드시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애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5절).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5:8)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예외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죄한 나라”로 주목하고 계시며 “한 알갱이(작은 돌)”로 놓치지 않고 체질하실 것이다(8-9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갈 수 없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10절).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징계)은 이스라엘의 전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8절)라고 말씀하신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단락은 이러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며 마무리 된다.




15. 회복, 재건, 다시 심음(9:11-15)

아모스서는 회복 축복 신탁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 신탁은 세 개의 약속 단락으로 나눠진다. 대적을 능가하는 권능에 대한 약속(11-12절), 농경적 축복에 대한 약속(13절), 그리고 귀환과 재건과 번영에 대한 약속(14-15절). 언약적 저주가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들을 서술한 뒤에 주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언약적 회복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어떠한 선이나 정의, 심지어 찾음과 회개도 나타나지 않은 채 주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일방적인 언약적 사랑을 더욱 강조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11절). “장막/초막”[숙카]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숙카]”은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에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었으나 아모스 당대에 폐허로 방치 되어 있었던 “숙곳”을 가리킨다(스튜어트, cf. 다른 학자들은 분열된 왕국을 가리킨다고 본다. cf. 행 15:16-17). 논점은 이스라엘의 과거 황금기를 회복시키시리라는 것이다. 통합된 나라로써 이스라엘은 새 다윗의 보호 아래 놓일 것이다. 12절의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국들에 대한 제유로 쓰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국과 “에돔의 남은 자”를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cf. 시 2: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 심으실 것이며 다시는 뽑히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15절).

아모스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200년 정도 후에 일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만국”을 소유하는 일을 포함한 회복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의 주체시라는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12절).







오바댜

성경 해설


오바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오바댜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네 번째 책이며, 21절로 이루어진 구약성경의 가장 짧은 책이다. 짧지만 한 민족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 형제의 재난을 이용한 에돔의 교만과 폭력을 고발하고 모든 나라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예언서다. 에돔의 높은 요새와 인간적 지혜는 무너지고, 고난받은 시온에는 피할 자와 거룩함과 기업의 회복이 있으며, 결론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보편적 왕권 선언으로 나아간다.




2. 책명

책명은 1절의 선지자 오바댜에게서 왔다. 히브리어 ‘오바드야’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다. 구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 책의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누구와 동일시할 확실한 근거는 없다. 본문이 전기적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명성보다 그에게 보여 주신 주 여호와의 묵시와 말씀의 권위를 앞세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이 예언을 ‘오바댜의 묵시’라고 밝히므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대 집단의 창작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 다만 왕이나 구체적 연대를 제시하지 않아 기록 시기는 논쟁적이다. 11-14절이 묘사하는 예루살렘 함락을 여호람 시대의 침입으로 보는 주전 9세기설과 바벨론이 성을 파괴한 주전 587/586년으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고 도망자를 넘긴 사실은 시편 137:7과 예레미야애가 4:21-22의 포로기 상황과 잘 맞으므로, 바벨론 멸망 직후인 주전 6세기 견해가 유력하다(데이비드 W. 베이커, 『요엘·오바댜·말라기』). 그러나 연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어느 견해를 택하더라도 실제 역사 속 에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본문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사해 남동쪽 세일 산지에 자리 잡았다. 험한 바위 요새와 교역로, 지혜 전통을 의지하여 안전하다고 자부했지만, 형제 나라인 유다가 침략당할 때 멀리 서서 방관하고 패망을 기뻐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재물에 손을 대고 피난길을 막으며 생존자들을 원수에게 넘겼다(10-14절). 첫 독자는 성전과 땅을 잃고 에돔의 조롱과 배신까지 겪은 유다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크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악의 도구가 한계를 넘은 죄도 심판하시며, 시온과 기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위로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절은 오바댜의 묵시와 에돔을 치도록 열방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소식을 제시한다. 2-9절은 높은 바위 거처를 믿는 에돔의 교만을 폭로하고, 동맹국의 배신과 지혜자·용사의 몰락을 선포한다. 10-14절은 형제 야곱에게 가한 포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방관에서 기쁨, 약탈, 도망자 차단과 인도에 이르는 죄의 진행을 보여 준다. 15-16절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을 에돔에서 만국의 여호와의 날로 확대한다. 17-21절은 시온의 피난과 거룩함, 야곱과 요셉의 기업 회복, 구원받은 자들의 다스림을 거쳐 여호와의 나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오바댜의 첫째 주제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기만성이다. 에돔은 천연 요새와 보물, 동맹과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끌어내리신다(3-4절). 인간의 안전과 국제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 둘째 주제는 방관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에돔은 단지 돕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형제의 고통을 즐기고 이익을 취하며 폭력에 가담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태도와 공동체적 행위까지 공의롭게 갚으신다.

여호와의 날에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보응의 원리가 에돔과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15절). 이는 맹목적인 민족 보복을 허가하는 말이 아니라 보복을 하나님의 재판에 맡기게 하는 선언이다. 유다 역시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으므로 혈통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시온에 피할 자를 두시며 빼앗긴 기업을 회복하신다. 심판과 구원의 최종 목적은 인간 민족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야곱과 에서의 형제 관계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오랜 갈등을 배경으로 하지만, 오바댜는 민족적 적대감을 숙명처럼 정당화하지 않는다. 에돔은 형제의 언약적 의무를 배반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한 행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창 12:3). 반대로 심판받아 흩어진 야곱과 요셉의 집은 다시 기업을 얻고 포로들은 돌아온다. 시온의 거룩함과 회복된 땅은 포로 귀환을 포함하면서도 만국을 심판하고 모든 통치가 여호와께 속하는 더 큰 종말론적 나라를 바라본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오바댜는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시온의 구원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결말은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 성취된다. 예수님은 원수의 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셨으며, 부활·승천하여 모든 권세 위에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혈통과 민족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하늘의 시온에 속하고,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형제의 고통을 이용하는 삶에서 돌이킨다(히 12:22-29). 마지막 날에는 교만한 권세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나라가 공개적으로 완성된다.




9. 읽는 방법

오바댜서를 오늘의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붙여 적대감과 보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원수를 응징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만국의 재판장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게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의 재난을 구경하고 기뻐하며 이익을 얻는 태도, 안전·재산·동맹·지혜를 절대화하는 자기 교만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성급히 죄의 결과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며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위로를 들려주어야 한다.

예레미야 49:7-22과 오바댜 1-9절에는 많은 공통 표현이 있지만 어느 저자가 다른 저자를 직접 사용했는지, 또는 공통된 예언 전승을 사용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 문학적 관계를 책의 권위나 진실성을 훼손하는 증거로 삼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에돔에 일관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정경적 연관을 보아야 한다. 19-20절의 지명은 위치가 불확실한 곳이 있으므로 세부 지도를 단정하기보다 포로들이 사방의 기업을 회복한다는 중심을 붙든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오바댜 서론 및 본문 해설; 데이비드 W. 베이커, 『요엘·오바댜·말라기』;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요엘·아모스·오바댜』;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오바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오바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머리말(1a)과 서론(1:1)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 오바댜(뜻: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정보는 없다. 책 전체를 묵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사야서와 나훔에서만 발견된다.

- 천상회의에서 에돔을 치기로 결정되었고 전령들을 이미 열방에 보내심을 받았다. 전령들은 일어나서 싸우자고 말한다(cf. 렘 49:14).




2. 에돔의 다가오는 패망(1:1-9)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 가장 ‘볼품없는’나라로 전락시킴으로 ‘큰 비웃음거리가’ 된다. 주전 5세기 중반에 사역했던 말라기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말 1:3).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 에돔 땅은 해발 1,700m 고지대에 위치해있으며, 주변이 험악한 산악지대로 천연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에돔은 지역적 유리함을 믿고 교만해있었다.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을 빗대어 과장법으로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라고 표현한다.

5절: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 에돔에 임할 심판으로 에돔이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탈탈 털리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까지도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들을 속이고 쫓아낼 것이다. 에돔이 형제 나라 유다와의 신의를 저비린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함정에 빠뜨린’ 나라는 바빌론이라고 해석한다(BC 553년 바빌론에의한 에돔 멸망).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 고대근동에서 에돔은 지혜로운 백성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cf. 렘 49:7).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그 날에’ 멸망하게 되었다.

9절:

드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 드만(데만)은 에돔 북쪽에 위치한 주요도시였다(cf. 렘 49:20). 욥의 ‘지혜로운’ 친구들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데만 사람이었다(욥 15:1).




3. 유다에 대한 에돔의 범죄(1:9-14)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 중 첫째로 야곱(유다민족)에게 행한 폭력을 지적한다.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 유다가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 형제인 에돔은 도와야 하는데 도리어 방관자로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유다의 패망(BC 586)을 기뻐하였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표현은 유다와 맺은 동맹조약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 에돔은 유다의 멸망의 때에 적군과 함께 약탈하기 위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갔으며(cf. 시 137:7)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적군에게 넘기는 잔인성을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4.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1:15-21)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에 와 있다. 그 날은 모든 나라에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대로 받는 것이다. 또한, 이는 아브라함 언약(창 12:3)의 성취를 보여 준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

- 에돔이 여호와의 심판의 잔을 마신 것같이 모든 나라가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계속’ 마셔야 한다는 표현이 고문행위를 암시한다.

17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 시온에 피하는 자들이 ‘장막을 칠 것이며’ 거룩한 것(성소)이 있을 것이다. 혹은 시온 산에 있는 성소는 해로부터 벗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WBC). 종말론적인 완성을 바라본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 그날에 야곱(유다민족)은 불이 되어 지푸라기인 에돔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그날은 유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지만 에돔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19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 네겝(남방사람)이 에서의 산을, 평지(세벨라)사람이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유배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한다. (지역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날이 올 것임을 말한다. (동-길르앗, 서-블레셋, 남-네겝, 북-시돈/사르밧)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 나면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시온 산으로 올라가 ‘심판하게/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창세기의 약속(25:23)의 성취를 보여 준다.







요나

성경 해설


요나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나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다섯 번째 책으로, 다른 예언서와 달리 선지자의 신탁보다 선지자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적·교훈적 예언 서사다.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 달아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방 선원과 니느웨 사람이 역설적으로 대조된다. 바다·물고기·박넝쿨·벌레·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종을 추적하여 구원하시고, 폭력적인 이방 성읍에도 회개의 말씀을 보내신다. 책은 마지막 질문을 독자에게 열어 두어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는지 묻는다.




2. 책명

책명은 중심인물인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서 왔다(1:1). 히브리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다. 같은 인물은 열왕기하 14:25에서 가드헤벨 출신 선지자로 등장하며,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했다. 비둘기라는 이름에 여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책 자체가 그 어원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이름만으로 요나의 성품이나 이스라엘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요나서는 본문 안에서 저자를 직접 밝히지 않으며 대부분 요나를 삼인칭으로 서술한다. 전통적으로 요나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익명의 영감받은 저자가 요나의 역사적 사역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주전 8세기 전반에 활동했다(왕하 14:23-25). 책의 최종 기록 시기는 언어와 문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주전 8세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제안되지만 확정할 단서가 부족하다. 후대 기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이야기를 역사와 무관한 허구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은 영토를 회복하고 민족적 자신감이 높아졌지만 우상숭배와 불의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앗수르는 아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나 잔혹함으로 두려움을 주던 제국이었고, 니느웨는 그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를 원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낯선 문화에 대한 불편보다 원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4:2). 책은 이스라엘 독자에게 자신이 받은 긍휼을 독점하려는 민족적·종교적 교만을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과 짐승까지 돌보시며 경고의 말씀으로 죄인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3은 니느웨로 가라는 첫 명령과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보여 준다. 1:4-16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고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과정을, 1:17–2:10은 준비된 큰 물고기와 요나의 감사 기도 및 육지로의 구원을 기록한다. 3:1-3a은 동일한 명령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며, 3:3b-10은 짧은 심판 선포를 들은 니느웨의 광범위한 회개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일을 보여 준다. 4:1-11은 용서에 분노하는 요나와 박넝쿨·벌레·동풍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다루고,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으냐는 질문으로 끝난다. 1–2장과 3–4장은 명령·반응·이방인의 변화·요나의 기도 또는 대화가 서로 대응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요나서의 중심 고백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이다(2:9). 하나님은 선지자의 불순종에도 목적을 이루시며 바다와 육지, 폭풍과 물고기, 식물과 벌레와 바람을 명하신다. 그러나 주권은 죄인을 억누르는 독단이 아니라 거역하는 종을 죽음에서 건지고 원수의 도시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자유로운 긍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애가 크시다는 언약의 성품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니느웨에도 나타내신다(4:2; 출 34:6). 동시에 니느웨의 악과 폭력은 실제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긍휼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관용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과 함께 온다.

책의 가장 날카로운 역설은 신학적으로 바른 말을 아는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 수 있다는 데 있다. 요나는 바다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니느웨가 같은 긍휼을 받는 것은 싫어한다. 선원들은 생명을 보존하려 애쓰고 니느웨 사람들은 경고에 반응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에 저항한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질문으로 그의 분노와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며, 수고하지 않은 박넝쿨보다 수많은 사람과 가축을 아끼시는 창조주의 긍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아브라함의 자손은 열방에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거부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좁은 마음에 구속 계획을 가두지 않고 이방 선원과 니느웨 주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경고를 알리신다. 니느웨의 회개는 앗수르의 영구적 변화나 최종 구원을 뜻하지 않으며 훗날 나훔은 그 도시의 다시 쌓인 폭력을 심판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지역 신이 아니라 열방의 주이시며, 회개하는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언약 목적을 이루심을 미리 보여 준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있었던 일을 자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가리키는 ‘요나의 표적’으로 제시하셨다(마 12:39-41).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깊음에 내려갔다가 은혜로 살아나 니느웨에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여 죄인의 심판을 담당하고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순종하는 선지자이시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짧은 선포를 듣고 회개했으나 요나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대는 더 큰 책임을 진다. 복음은 원수를 파괴하기만 바라는 마음을 폭로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전하게 한다.




9. 읽는 방법

요나서를 어린이를 위한 물고기 기적 이야기나 선교에 성공한 영웅담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표적이지만 책의 초점은 물고기의 종류나 생존 가능성을 추측하는 데 있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고도 다른 죄인의 구원을 싫어하는 선지자의 마음에 있다. 요나의 감사시는 참된 은혜의 경험을 담지만 그의 이후 분노는 신앙고백과 성품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 준다. 니느웨의 반응도 금식이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폭력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거나 영원한 계획을 수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예고된 심판은 죄인이 계속 악한 길에 머문다는 조건을 내포하며, 하나님은 본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성품에 따라 회개에 응답하여 재앙을 거두신다(렘 18:7-10). 마지막 질문에 요나의 답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낙관적 결말로 채우지 말고, 독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는지 답하도록 하는 문학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

<특별 주제: 요나서의 역사성과 문학적 성격>

일부 비평적 해석은 과장과 풍자, 반복과 반전이 두드러진다는 이유로 요나서를 역사와 무관한 비유나 교훈 소설로 본다. 그러나 정교한 문학성은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열왕기하는 아밋대의 아들 요나를 실제 왕과 시대에 연결하고, 요나서는 실제 지명과 항해·제국 도시를 배경으로 사건을 서술한다. 예수님도 요나의 사흘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자신의 죽음·부활 및 마지막 심판과 연결하셨다(왕하 14:25; 마 12:40-41). 앗수르 왕실 기록에 대규모 회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침묵만으로 사건을 부정할 수 없고, 주전 763년 일식이나 재난을 회개의 직접 원인으로 확정할 수도 없다(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그러므로 요나서는 실제 역사에 뿌리를 두면서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예언 서사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요나 서론 및 본문 해설; 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요나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요나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요나가 여호와의 계시를 거역하다(1:1-3)

요나서는 교훈적이고 역사적인 예언적 내러티브다. 요나서 본문 내에서는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요나의 이름이 언급된 열왕기하 14:25을 근거로 그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에 있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 여로보암 시대는 번영하고 국가적 자존감이 높을 때였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 혼합주의와 사회적 부정의로 인해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신탁을 들어야만 했다.

요나는 “큰/중요한 성읍”(3:2, 4:11)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니느웨를 “대항하여” 외치라는 표현과 “악/재난”[라으]이 상달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행(3:8, 10)에 대한 심판으로써 그 성읍을 멸망시키실 것이라(3:4)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른다. 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4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를 요나의 말을 통해 전해 준다. 그는 니느웨가 경고의 말씀(“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4)을 듣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4:3).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서쪽 끝인 “다시스”(스튜어트는 다시스가 “바다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다. 이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2. 바다에서의 폭풍과 희생 제물(1:4-16)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신다. 폭풍을 통해 요나의 목표(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리 떠나는 일)는 좌절된다. 그는 준비된 큰 물고기에 의해 “하나님의 낯 앞에” 서게 된다(1:17-2:1).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a. 폭풍이 시작되다: 사공들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함(4-5a절) b. 폭풍이 계속되다: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발각된 요나(5b-10절) c. 폭풍이 심해지다: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요나(11-15절) d. 폭풍이 끝나다: 후에 사공들이 믿음을 보임(16절)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4절). 사공들은 각자의 신을 불렀고, 선장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한다. 결국,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다(cf. 잠 16:33). 사람들은 요나를 추궁한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9절)를 경외하는 자라고 밝히고,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음을 말한다. 요나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 끝에 그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16절, cf.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한편 요나는 역설적이게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책망을 듣는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6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10절).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인식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 목숨을 구하라고 말한다(12절).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형벌을 받아 들인다(cf. Baldwin과 Trible은 요나가 이 순간에도 회개할 생각이 없기에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요나를 던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풍랑은 곧 그친다(15절). 14절의 사공들의 기도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앙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요나가 말해준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겠다는 표현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스라엘 사람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인 사공들의 순종이 대조된다.




3.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된 요나(1:17-2:10)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밤낮 삼 일”을 지냈다(1:17). 성경은 요나가 어떤 물고기에게 삼켰는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2:1, 10).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부활과 빗대어 언급하신다(마 12:40, cf. 스튜어트는 “밤낮 삼일”이라는 표현이 스올에 이르는 길이 “온전한 삼일” 걸린다는 고대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에서 되돌려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는 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2장 2, 6절에 의해 지지 받는다).

2장의 감사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한다(2, 7절). 그는 자신을 바닷 속에 던지신 분도,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3, 6절).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4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였다(9b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스튜어트는 요나의 감사시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드리는 일반적인 유형의 시라고 여기며, 요나가 실제로 물에 빠지면서(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보는 관점을 경계한다. 8-9절에서 요나는 자신은 언약적 신실성/은혜[헤세드]를 버린 우상숭배자들과는 다르게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다고 맹세한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다(2:10). 요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죽어 마땅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듯하다(cf. 8-9절).

“요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보여 주신 자비는 앗수르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동일한 자비에 대해 분개하는 요나의 권리를 제거해 버린다... [청자/독자는] 실제로 일어날 일을 위해 그리고 요나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미리 일러줌을 받고 있는 것이다”(스튜어트).




4. 두 번째 시작(3:1-3)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순종할 기회를 다시 주신다. “내가 네게 명한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2절). 요나는 자신의 “반항”으로 하나님의 마음(계획)을 바꾸려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았다. 요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요나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갔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강조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 준다.




5. 니느웨에서 이루어진 선포와 회개(3:3-10)

니느웨가 “큰/중요한[가돌] 성읍”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온다(3b절). “삼 일 여정[마할락]”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성의 크기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라는 표현과 함께 볼 때는 “중요한”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나는 “하루 여정[마할락]”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다(4-5절). 요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루만 말씀을 전했을까? 스튜어트는 삼 일 길(여정) 내내 전했을 것이지만, 본문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때가 “하루”만이었음을 강조한다고 본다. (얼마나 지났을까?) 백성의 회개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고 왕도 회개하며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 공식적으로 철저히 금식하게 한다(6-8절). 8-9절에 나타난 왕의 명령은 진실한 회개의 자세를 묘사해 준다. 왕은 혹시 베풀어주실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자세로,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악행을 멈추라고 명령한다(cf. 욜 2:12-14).

현대의 많은 주석가는 “요나의 물고기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듯 앗수르의 중요 성읍인 니느웨의 회개 사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러한 사건이 앗수르의 문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cf. 그러나 Wiseman은 앗수르의 조서 중 요나서의 유형과 비슷한 회개 명령 조서를 제시한다). 그러나 당시 공식적 기록들이 왕실에 아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앗수르에 일어난 적의 공격, 완전한 일식(BC 763년), 기근과 홍수, 지진 등은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구원의 길을 모색하게 했을 것이다(cf. 스튜어트의 WBC 주석, pp. 856-861).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이다(4:11).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들을 돌이키실 수 있다. 한편 그분의 방법 안에는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의 실천적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10절, cf. 렘 18:7-10).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완고함 속에서가 아니라 은총 속에서, 그리고 좁은 배타주의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어떤 민족도 사용하는 것 속에서 나타내신다”(스튜어트).




6.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성냄과 긍휼히 여김에 대해 가르치시다(4:1-11)

본 단락은 요나서 전체를 특징지워 주는 교훈적 문체를 유지한다. 요나의 사명은 놀라운 결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매우 불쾌했고(문자적으로는, “요나에게 큰 악/재앙으로 악/재앙이 되었다”) 화가났다. 요나는 자신이 “나의 고국”에 있을 때 했던 기도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의 회개선포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우려했다(“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애의 성품(출 34:6, 욜 2:13)이 자신의 나라에만 베풀어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대적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3절).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야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4절) 이 질문은 “박넝쿨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된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9절). 스튜어트는 5절이후의 내용이 1-4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을 감지했고 불평했다. 그리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 밖에서 지켜봤다(5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을 교정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을 예비하셨다(6, 7, 8절). 요나는 자신의 “큰 기쁨”(1절의 “큰 악/재앙”과 대조를 이룬다)이 사라지고 뜨거움 때문에 죽을 것같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그는 지금 분노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9절).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10-11절)은 요나의 거친 대답에 비해 매우 온유하고 부드럽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신다. “너는 너가 수고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을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대조하고 있다. (1) 너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수고했다. 즉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이다. (2) 너는 식물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나는 사람과 동물을 사랑한다. (3) 너는 햇빛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식물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즉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4) 너는 하나로 마음 아파하지만 나는 십이만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신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막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을 기록하지 않는다. 아마 그는 바른 답변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더 필요로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요나가 요나서를 썼다는 사실은 어쨌든, 그는 자신의 잘못과 좁은 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속좁음을 드러냄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같은 생각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럽게 설득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cf. 롬 3:29)







미가

성경 해설


미가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미가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여섯 번째 책으로, 북왕국 사마리아와 남왕국 예루살렘을 법정에 세워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는 예언서다. 심판의 신탁과 애가, 논쟁과 구원 약속, 기도와 찬양이 교차하며 ‘들으라’는 세 차례의 부름이 책의 큰 단락을 이끈다(1:2; 3:1; 6:1). 땅과 집을 빼앗는 권력자, 뇌물로 재판하는 지도자, 돈에 따라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책망받는다. 그러나 시온에서 말씀이 열방으로 나가고, 베들레헴에서 참된 목자 왕이 나오며, 하나님은 남은 자의 죄를 용서하고 언약의 인애를 이루신다.




2. 책명

책명은 모레셋 사람 선지자 미가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미카’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지닌 이름의 축약형이다. 책 마지막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는 찬양은 그의 이름과 절묘하게 호응한다(7:18). 미가는 사사기 17–18장의 에브라임 사람 미가나 열왕기상 22장의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와 다른 인물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유다 왕 요담·아하스·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밝힌다(1:1). 그는 예루살렘 남서쪽 농촌 지역 출신으로 이사야와 같은 주전 8세기에 활동했으며, 사마리아가 앗수르에 멸망한 주전 722년과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주전 701년 전후의 위기를 보았다. 예레미야 26:17-19은 미가 3:12의 시온 심판 예언을 히스기야 시대의 실제 선포로 기억하며, 왕과 백성의 반응 때문에 재앙이 유예되었다고 증언한다. 심판과 소망의 교차를 서로 다른 시대의 상충 자료로 해체할 필요 없이,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통일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앗수르가 서아시아를 압도하던 시대에 북왕국은 멸망을 향했고 남유다는 침공과 조공의 압박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권력자들은 탐내는 밭과 집을 빼앗고 여성과 아이를 삶의 터전에서 몰아냈으며, 통치자들은 백성을 먹잇감처럼 다뤘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대가를 따라 가르치면서도 성전이 있으니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했다(2:1-2, 8-9; 3:1-3, 9-12). 미가는 수도와 지방의 첫 독자에게 국가적 위기의 뿌리가 단지 외교 실패가 아니라 언약 파기임을 밝히고, 거짓 안전을 버려 정의와 인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된 회복을 기다리게 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레슬리 C. 앨런과 랄프 L. 스미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은 표제다. 1:2–2:13은 ‘형벌과 약속’으로, 여호와의 심판 강림과 선지자의 애가, 토지 강탈과 거짓 예언을 고발한 뒤 남은 자를 모으실 목자 왕을 약속한다. 3:1–5:15은 ‘고통 너머의 소망’으로, 부패한 지도자와 시온의 파괴를 선포하고 마지막 날 열방이 시온의 말씀을 배우며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와 남은 자를 목양할 것을 보여 준다. 6:1–7:20은 ‘죄를 정복하는 은혜’로, 언약 소송과 정의·인애·겸손의 요구, 타락한 사회의 애가를 거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와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언약적 긍휼의 찬양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미가는 예배와 공의를 분리하는 신앙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 자신의 의로운 구원을 먼저 베푸셨다(6:3-5).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구원을 사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다(6:8). 수많은 제물이나 맏아들까지 바치려는 종교적 열심도 이웃의 기업을 빼앗고 뇌물을 받는 삶을 대신할 수 없다. 참 선지자는 청중이 원하는 평화를 판매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과 정의와 능력으로 죄를 밝힌다(3:5-8).

심판과 소망은 미가서에서 반복적으로 맞물린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실제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남은 자를 이루고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4:6-8). 마지막 찬양은 구원의 근거를 남은 자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죄악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둔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서도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죄를 발로 밟아 바다 깊은 곳에 던지며,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진실과 인애를 지키신다(7:18-20).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미가의 언약 소송에는 출애굽, 모세·아론·미리암의 인도, 발락과 발람, 싯딤에서 길갈까지의 구원 역사가 증거로 제시된다. 땅은 개인의 무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파와 가족에게 맡긴 기업이므로 약자의 집과 밭을 빼앗는 행위는 언약 질서를 파괴한다. 심판으로 시온과 성전이 폐허가 되더라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산이 높아지고 율법과 말씀이 열방으로 나가며, 칼이 농기구로 바뀌고 백성이 평화를 누린다(3:12–4:5). 하나님은 흩어진 남은 자를 모으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왕을 세워 땅끝까지 다스리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열방의 복을 완성하신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미가 5:2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약속하며, 마태복음은 이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마 2:5-6). 그는 무기력하고 부패한 재판관과 달리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양 떼를 먹이고, 그의 위대함이 땅끝에 이르며 친히 평화가 되시는 다윗의 왕이다(미 5:4-5).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여 흩어진 자를 한 무리로 모으시며, 시온에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 열방을 말씀의 길로 부르신다. 복음은 정의를 행한 공로로 용서를 얻는 소식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정의·인애·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소식이다.




9. 읽는 방법

미가 6:8을 복음과 무관한 도덕 표어나 특정 사회운동의 구호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출애굽의 은혜와 언약 소송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동시에 ‘마음의 신앙’만 강조하여 토지 강탈, 경제적 속임, 뇌물 재판과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고발을 영적인 비유로 없애서도 안 된다. 정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른 바른 판단과 행동이고, 인애는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여 실천하는 것이며, 겸손한 동행은 자기 공로와 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다.

‘베들레헴 통치자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말씀은 메시아의 영원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표현 자체는 다윗 왕조의 오래된 기원을 함께 가리킬 수 있으므로 그 한 구절의 어휘만으로 모든 기독론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신약의 성취와 미가 전체의 목자 왕·여호와의 통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 또한 4장의 평화를 인간 정치가 종말 이전에 완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현재의 화해와 정의에 대한 책임을 지워 버리지 말아야 한다. 최종 평화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며 교회는 지금 그 나라의 성품을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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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1:1)




I. 형벌과 약속(1:2-2:13)


1. 여호와께서 오신다(1:2-7)

미가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라”(법정 소환)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증언하시며, 심판하시기 위해 “그분의 처소”(하늘)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산당)을 밟으실 것이다(3절).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죄”(5, 7절)로 말미암아 땅과 백성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파괴하시며 “매춘부의 값”은 되돌려 것이다(7절). 즉 우상들은 그것을 부수고 불태운 이방 침입자들의 소유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BC 722년 사마리아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읍은 거의 파괴되 않았고 앗수르에 의해 이방 민족이 사는 더 좋은 성읍으로 만들어졌다. 복구된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빼앗기까지 사마리아 지방의 수도였다. 그 후 사마리아는 이방 신전이 들어선 헬라의 성읍이 되었다.




2. 선지자의 애곡(1:8-16)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심판으로 인하여 “맨발로 행하며” 심히 통곡한다. 애가는 12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며 여호와께로부터 임할 “재앙”([라으] 12절)을 선언한다(10-15절). 아마도 이러한 재앙에 대한 묘사는 역사적으로 BC 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입을 배경으로 할 것이다(왕하 18:13-16). 그때 산헤립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했다고 기록한다. 13절의 “라기스”는 남서 유다 지방의 중심 도시였다. 라기스는 유다의 “죄의 근본/시작/원천”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아마도 애굽의 이방 종교가 라기스를 통하여 들어온 것을 가리킬 것이다. 폐허가 된 신전이 1968년 라기스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15절의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다윗이 피신했던 것처럼 “아둘람” 동굴로 피할 것이다(삼상 22:1). “딸 시온”(여성 단수)은 머리를 깎고 대머리가 되게 하여 사로잡혀 간 “아들들”을 인하여 애곡해야 한다(16절).




3. 악한 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2:1-5)

하나님께서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남의 밭과 집을 탐하여 그들의 산업을 강탈하는 자들에 대해 “재앙의 때”를 선언하신다. 그들의 죄악은 정의를 무시한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탐욕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분깃을 적군들(“패역자들”)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5절은 미가가 땅의 재분배될 날에 대한 암시를 주지만 악한 자들은 더이상 “제비” 뽑을 후손들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4. 미가와 땅을 강탈하는 자들(2:6-11)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앞에서 언급된 악한 부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미가에게 예언을 그치라고 협박한다(암 7:13). 선지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여러 선지서에서 발견된다(암 2:12, 7:12-13, 호 9:8, 사 30:10, 렘 11:21, 20:7-10).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시냐?” “그분의 행위가 이러하시냐?”라고 한다. 그러나 미가는 자신의 예언의 말씀이 “올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착취(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해 지적한다(8-9절). 그들은 “그것”(땅)에서 떠나야 한다. 그 땅은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으므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10절).

11절은 비꼬는 말투로 전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그들이 원하는 축복(“포도주와 독주”)에 관해 말한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자신들의 선지자로 여기리라는 것이다.




5.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2:12-13)

이 단락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 말씀은 미가의 구원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도 이는 BC 701년 산헤립의 침입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도망한 피난민들에게 전한 메시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4:7, 5:7, 8, 7:18)를 양 떼같이 모으고 보호하실 것이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협을 제거하신 후에) 그들을 이끌고 선두에 행하시며 그들의 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II. 고통 너머에 있는 소망(3:1-5:15)


6. 범죄와 통치자들(3:1-4)

1:2에 이어 “너희는 들으라”는 명령이 나온다(cf. 나중에 6:1에서도 한 번 더 나온다). 이 신탁의 수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다. 이들은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읍의 재판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cf. 주전 9세기에 여호사밧은 직업적인 지방재판관들을 세워 사법 제도를 개혁했다, 대하 19:4-7).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있었다(cf. 암 5:14-15). 그들은 백성들을 “잡아 먹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4절, 암 8:11).




7. 평화의 선지자들과 미가(3:5-8)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했었다(2:11). 이 단락에서 미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함을 증거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혀 거짓되게 평화를 예언하기도 전쟁을 예언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이상을 보지 못하는 캄캄함이다(6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것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하는 선지자이다(6:8).




8. 타락한 지도자들과 시온의 멸망(3:9-12)

3:1과 같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들으라고 외친다. 문제는 그들이 정의를 미워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세워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예언한다. 놀라운 것은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말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도전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11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이 응답되지 않음을 보여주실 것이다.

미가의 “시온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12절)은 사실 100여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다. 그러나 BC 609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당시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렘 26:17-18).




9. 시온의 미래를 찬양함(4:1-5)

이 단락은 구원 신탁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지만 “날들의 끝”에 여호와의 전은 “높은 곳”에 세워지며(cf. 사 2:2, 슥 14:10) 민족[암]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겠지만(3:12)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와 많은 이방 사람을 바른길로 행하게 하는 성지가 될 것이며(2절)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3-4절, 왕상 4:25, 스 3:10). 5절은 자기 신들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히 행하는 자들을 대조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는 2절의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께 배우며 그분의 길로 행하는 “많은 이방 사람[고이]”을 포함한다.




10. 남은 자의 회복과 여호와의 통치(4:6-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괴롭게 한) 자들을 시온으로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고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11. 고난에서 구원으로(4:9-10)

이스라엘은 지금 왕과 모사가 없으므로 고통하고 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에까지 이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모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실”[가알] 것이다. “구원하다”[나찰]는 동사는 “보호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벨론에서 속량되기까지 보존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시온의 해산의 고통과 5:3에 나오는 임신한 어머니의 고통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 5:3에서 해산하려는 여인은 여전히 시온이다. 이 고통은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5:3의 말씀은 장차 다윗 혈통에서 왕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관한 예언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cf. 사 7:14, 9:6).”(랄프 스미드).




12. 포로에서 승리로(4:11-13)

이 구원 신탁은 현재의 재난으로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더럽게” 되었으며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방 나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 막대기였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세우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7절).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주어진다. 이방 나라들을 치고 깨뜨려서 그 탈취물들을 “온 땅의 주께” 돌려야 한다.




13. 무기력한 재판관에서 이상적인 왕으로(5:1-4)

1a절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①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NIV, NAS, Waltke) ②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아, 네 성벽을 튼튼하게 하라”(NRS, cf. 칠십인역) ③ “슬픔 속에 [그한 슬픔의 표현으로] 자신을 베라(JPS, 롱맨, 스미드). 이 중 1b절의 침략군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통치자)의 뺨을 친다는 절망적인 표현과 함께 생각해볼 때 세 번째 번역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유다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가문(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cf. 마 2:6, 사 7:14, 베들레헴 에브랏과 같은 지명이며 라헬이 묻힌 곳이며-창 35:19, 다윗의 동네이다-룻 1:2, 4:11). 그의 기원은 “옛적” 곧 “영원”부터이다(2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고난받게 하실 것이다(3절). 그 후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 가운데 서서 백성들 다스리실(양 떼를 먹이실) 것이다(cf. 4:7). 그분(의 통치, 명성)은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14. 앗수르의 멸망에 의한 평화(5:5-6)

랄프 스미드는 이 단락을 앞 단락과 이어지는 단락으로 보지 않지만 Allen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 사람”(cf. 원어는 “이것”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이 2절에 나타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Barker), 메시아는 적군(앗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앗수르”의 침략을 언급한다는 차원에서는 “그”(6절)는 산헤립의 공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스미드).




15.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5:7-9)

이 신탁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준다. 그러나 “남은 자”가 열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열방에게 심판이 될 수 있다. 남은 자는 “이슬”(cf. 삼하 17:12)과 “사자”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패할 것이다(cf. 7-8절을 긍정적으로-열방의 복- 보는 주석가들도 있다). 7절에서 9절이 하나의 흐름으로 간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될 수 있다.




16. 군대와 거짓 종교의 제거(5:10-15)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을 제거하시고, 모든 우상과 복술을 멸하실 것이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나라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III. 죄를 정복하는 은혜(6:1-7:20)


17. 하나님의 고소(6:1-8)

이 단락은 아모스 5:24과 호세아 6:6처럼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 1-5절은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소이며, 6-8절은 율법적 기도문이다. 산들과 언덕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행동을 지켜봐 온 증인들/배심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물으시며(사 43:24) 대답해보라고 하신다(3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해오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체다카]을 알게 될 것이다(5절).

6-8절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고소에 응답한다. 미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는 최고의 값진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자신의 맏아들도 바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미쉬팟]를 행하며 “인자”[헤세드]를 사랑하며(3:2은 악을 사랑했다고 지적했다)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8절). 이것이 “선한 것”[토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제의적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제의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삶을 가리킨다.




18. 더욱 많은 고발과 선고(6:9-16)

이 단락은 1절에서 시작된 소송을 이어간다. 9-12절은 소송의 이유이며 13-15절은 경고 혹은 선고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피고로 소환하신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9절)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13절에서부터 재판의 선고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뺏길 것이며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기름과 술이 생산해도 뺏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주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그들은 “오무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관습”을 따라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왕상 16:25-26, 30-3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남유다도 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16절).




19. 타락한 사회에 대한 애가(7:1-6)

미가는 “경건한 자” “올바른 자(의인)”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한탄한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사냥꾼처럼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백성들은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고 탐욕을 좇는다. 이스라엘에는 더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형벌의 날”이 임했으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부자, 모녀지간도 원수 관계가 된다(마 10:36). 정상적인 가족관계는 붕괴되었다.




20. 선지자의 기도(7:7-20)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미가의 기도다. 이 기도는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신뢰의 시다(7-10절).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는 빛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을 고백한다. 그는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논쟁하시며 “그분의 공의로”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대적들은 부끄럽게 되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성벽이 확장되고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지만 대적들의 땅은 페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신탁이다(11-13절).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돌보아 주시며 원수들을 징벌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다(14-17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6:4)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 원수들을 종국에 하나님께로 나아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cf. 이것이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따라 “진실[에멧]과 인애/언약적 사랑[헤세드]”을 지키심을 찬양하는 시이다(18-20절).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cf. “미가”의 뜻: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헤세드]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18절).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것이다(19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헤세드]와 진리[에멧]”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선언한다(요 1:17).









나훔

성경 해설


나훔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나훔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일곱 번째 책으로,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신탁과 묵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유다를 향한 구원 신탁, 니느웨 함락을 눈앞의 전쟁처럼 묘사하는 시와 조롱 노래가 결합되어 있다. 요나서가 니느웨에 베푸신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를 보여 준다면, 나훔서는 다시 폭력과 거짓과 약탈로 가득 찬 도시에 마침내 임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 준다. 세계 최강 제국의 몰락은 압제받는 유다에게 위로와 해방의 좋은 소식이 된다.




2. 책명

책명은 엘고스 사람 선지자 나훔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나훔’은 ‘위로’ 또는 ‘위로받은 자’와 관련된 이름이다. 책의 대부분이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지만, 그 심판이 앗수르의 멍에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름과 메시지가 맞닿는다. 엘고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갈릴리, 유다 등 여러 견해가 있으므로 특정 지역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받은 묵시의 책이라고 저자와 계시의 성격을 밝힌다. 나훔은 애굽의 테베, 곧 노아몬이 앗수르에 의해 함락된 사건을 과거의 예로 들고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로 선포한다(3:8-10). 따라서 앗수르바니팔이 테베를 정복한 주전 663년 이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를 함락한 주전 61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니느웨 멸망을 사후 예언으로 돌릴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인 역사와 생생한 시적 묘사는 예언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앗수르는 여러 민족을 잔혹하게 정복하고 포로로 옮겼으며, 북왕국 사마리아를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에도 오랫동안 조공과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산헤립은 니느웨를 화려한 수도로 확장했고 에살핫돈과 앗수르바니팔 시대에 제국은 절정에 이르렀다. 니느웨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으나 피와 거짓과 탈취가 가득한 도시였다(3:1). 나훔은 강대국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유다에게 여호와가 앗수르보다 크시며 그 멍에와 결박을 끊으실 것을 확신시키고, 제국의 폭력이 영원히 면책되지 않는다는 위로를 주기 위해 선포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O. 팔머 로버트슨과 랄프 L. 스미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은 니느웨에 관한 신탁과 나훔의 묵시라는 표제다. 1:2-14은 여호와의 질투와 진노, 오래 참으심과 권능을 찬양하고, 대적을 진멸하면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유다의 멍에가 끊어질 것을 약속한다. 1:15–2:13은 평화를 전하는 전령과 유다의 예배 회복을 보여 준 뒤, 니느웨의 공격·함락·약탈과 사자굴의 종말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3:1-19은 피의 성의 죄를 밝히고, 테베도 무너졌다는 역사적 예와 풍자적 방어 명령을 통해 니느웨의 패망이 확실하며 열방이 그 소식에 박수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나훔은 여호와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한다(1:2). 하나님의 질투는 결핍이나 경쟁심에서 나온 인간의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언약 관계를 침해하는 우상숭배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보복도 상처받은 자아의 충동적 복수가 아니라 온 세상의 재판장이 악을 공정하게 갚으시는 사법적 행위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 하지만 죄인을 결코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며,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1:3).

같은 하나님이 대적에게는 범람하는 진멸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1:7-8). 이 대조는 유다인이면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요구한다. 니느웨의 군사력과 부, 성벽과 동맹, 상인과 관리들은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무 보호가 되지 못한다. 역사에서 제국을 심판하시는 사건은 모든 교만한 권세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날을 미리 보여 주며,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증언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앗수르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제국이었지만,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고 정복의 한계를 넘어 잔혹함을 자랑했으므로 그 자신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임시로 고난을 허락하셨으나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여 절기와 서원을 다시 지키게 하신다(1:12-15; 2:2). 이는 언약 백성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약속과 이름을 지키시는 주권적 구원이다. 니느웨의 몰락은 역사 속 한 제국의 교체를 넘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가 드러날 최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나훔 1:15은 산 위를 달려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을 보라고 외치며 압제자의 멸망과 유다의 예배 회복을 좋은 소식으로 선포한다. 이사야의 유사한 약속을 이어받은 바울은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적용한다(사 52:7; 롬 10:15).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구원의 사랑이 함께 드러났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부활하여 죄와 사망과 악한 권세를 이기셨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만 끝까지 악을 붙드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으며, 재림 때 모든 폭력적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의 평화가 완성된다.




9. 읽는 방법

나훔서를 개인적 원수나 오늘의 특정 국가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하는 보복문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책이 기뻐하는 것은 한 민족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폭력 체제가 끝나고 수많은 피해자가 해방되는 하나님의 공의다(3:19). 피해자에게 성급한 용서나 가해자와의 화해를 강요하는 대신 하나님이 악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위로를 전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과 교회가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요나서와 나훔서를 모순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재앙이 유예되었지만, 그 회개가 후대 모든 세대의 자동적 면책을 보장하지 않았다. 한 세기 이상 지난 나훔 시대의 도시는 다시 피와 거짓과 약탈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성품도 변한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며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속되는 악을 끝까지 방치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쟁 묘사의 시적 과장과 조롱을 현대 폭력의 모방 명령으로 읽지 말고, 실제 역사 속 니느웨 몰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예언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나훔 서론 및 본문 해설; 랄프 L. 스미스, 『미가–말라기』; O. 팔머 로버트슨의 나훔서 구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나훔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나훔 서론을 참고하였다.






표제(1:1)




I.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공표(1:2-14)


1. 여호와를 위한 찬양시(1:2-8)

2-8절의 형태는 찬양시이다. 하나님은 “질투의”[칸노]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근본적으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며 개인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해 니느웨에 보복하시며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대적을 벌하시지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7절).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진노하실 때에 온 자연만물은 진동할 것이며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8절의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신다”는 표현은 니느웨의 멸망 사건을 암시한다(2:6).

여호와의 오심(신의 현현)은 구약에서 흔히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동반한다(출 19:16, 사 28:2, 렘 23:19, 슥 7:14). 그분은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시다(4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신 사건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다(마 8:26).




2. 앗수르에 대한 논쟁과 심판(1:9-1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 앗수르를 “완전히” 멸절하실 것이다(cf. Robertson은 하나님의 대적을 유다로 해석한다). 11절의 “악을 꾀하는 자”는 니느웨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려 했던 산헤립을 가리킬 것이다. “사악한 것”[벨리야알]은 신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며(고후 6:15), 15절에서는 “악인”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는 “앗수르의 여신”(이스타르, Ishtar)을 암시한다.




3. 유다를 위한 구원 신탁(1:12-13)

“너/네”는 여성 단수형으로 유다를 가리킨다. 앗수르는 유다를 몹시 억압했다(2:12). 유다는 100년 이상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끊으실 것이다.




4. 앗수르 왕에 대한 심판 신탁(1:14)

이 절은 앗수르 왕에게 주어진 짧은 신탁이다. 앗수르 왕의 이름은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앗수르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은 다 파괴될 것이다. 함무라비 왕 때부터 앗수르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신-솨르-이쉬쿤(Sin-shar-ishkun) 때까지 앗수르의 앗술, 나부, 말둑, 벨, 이쉬탈, 그 밖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겼다.






II.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극적인 묘사(1:15-2:13)


5. 유다를 위한 구원 신탁(1:15, 2:2)

나훔은 다시 한번 메시지의 문학적 형태를 바꾼다. “보라”라는 말과 함께 유다에게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다. “악인”(1:11)은 멸절되었고, 유다는 이제 절기를 지키고 고난받을 동안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1:15). 유다는 드디어 자유를 누린다.

2:2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멸망 때 사로잡혔던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을 멸하셨다. 이사야 5:1-7, 예레미야 5:10, 시편 80:8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된다.




6. 니느웨에 대한 전쟁 심판(2:1, 3-10)

이 단락은 시의 형태로 구성된 전쟁 기사이다.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 온다. 니느웨 왕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3:14-15). “파괴자”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빠르게 공격해 온다. 결국, 니느웨 성은 정복되고 왕궁을 소멸되며 왕후(앗수르의 여신, Ishtar)는 사로잡힌다. 니느웨는 황폐하고 주민들은 두려워 떤다. “강들의 수문들이 열린다”(6절)는 표현과 “물이 모인 못 같다”(8절)는 표현은 역사기록에 나타난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잘 나타낸다. 니느웨 성읍은 티그리스 강 동쪽 기슭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리스의 사가 시쿠루스(Siculus)와 케노폰(Xenophon)은 니느웨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의해 그 넓은 성벽이 붕괴되었다고 기록한다(cf. 1:8).




7. 니느웨에 대한 조롱의 노래(2:11-13)

전쟁 기사의 언어는 사자굴의 비유로 바뀐다. 전통적으로 앗수르의 왕들은 자신들을 사자로 묘사하길 즐겼으며, 그들의 수호신, 이스타르(Ishtar)는 암사자, 혹은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Watts). 니느웨 성은 주변 동물들을 삼키는 사자들의 거처지와 같았다. 그러나 이제 사자굴은 무너지고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사 군대를 물리치시며 니느웨의 “젊은 사자들”을 죽이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앗수르는 메대-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용된 막대기에 불과하다.






III. 니느웨 심판의 확실성(3:1-19)


8. 니느웨에 대한 심판 신탁(3:1-7)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성이 “피의 성”(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도성)이며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니느웨는 많은 나라를 미혹하는“주술자/복술자”와 음행이 심한 “매춘부”로 묘사된다. 이처럼 행한 니느웨(매춘부)는 많은 나라 앞에 성적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한다. 그때에 사람들은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누가 그것을 위해 애곡하며 위로할까”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앗수르의 멸망을 애도하지 않으며(3:19) 앗수르를 피할 것이다.




9. 테베(노아몬)의 비유(3:8-13)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라는 뜻으로 상부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Thebes)를 가리킨다. 테베는 나일강이 홍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강이 크게 굽이치는 곳에 있다. 그러나 테베는 BC 663년 앗술바니팔의 공격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나훔은 니느웨가 스스로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이 테베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든든한 동맹국들(구스/에디오피아, 애굽, 붓, 루빔/리비아인)까지 있었던 테베가 무너지고 그 성읍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당했던 것처럼, 니느웨의 모든 산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니느웨 성읍에 있는 장정들은 여인 같이 무서워 떨 것이며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릴 것이다(2:6).




10. 니느웨에 대한 풍자적인 경고(3:14-17)

니느웨의 멸망은 확실하다. 그러기에 공격을 대비하는 요구(2:1)는 풍자적인 것이다. 니느웨의 모든 방비는 소용없게 될 것이다. 식수를 비축해 성이 포위될 것을 대비하는 일도, 산성을 견고하고 군사를 더 많이 늘리는 일도 다 쓸데 없게 될 것이다.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하루 아침에 날아가듯 모두가 도망치게 될 것이다.




11. 궁극적인 패배를 기뻐함(3:18-19)

앗수르 왕을 향해 말한다. 왕의 목자들(장교들)과 귀족들은 무기력해졌으며 왕의 백성은 모두 흩어졌다. 왕은 치명상을 입어 회복이 불가능하다. 앗수르 왕의 위중한 소식을 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에게는 위로자, 애곡해줄 자가 없다(3:7).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은 성취되었다.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드러낸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1:7)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복수를 철저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하박국

성경 해설


하박국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하박국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여덟 번째 책으로, 선지자가 백성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독특한 예언서다. 유다 안의 폭력과 왜곡된 정의를 탄식하는 첫 질문,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 쓰시는 일을 묻는 둘째 질문, 하나님의 두 응답과 바벨론을 향한 다섯 화, 마지막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된다. 책은 믿음이 어려운 질문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정직하게 묻고 기다리며, 눈에 보이는 형편이 무너져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임을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에서 왔다(1:1; 3:1). 이름의 정확한 히브리어 어원은 불확실하며, 흔히 ‘껴안다’ 또는 ‘포옹하다’와 연결하거나 아카드어 식물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 본문이 이름의 뜻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선지자의 모습과 연결하는 것은 설교적 연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와 선지자의 기도라고 밝힌다(1:1; 3:1). 개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3장의 음악 지시와 시편 형태는 그가 성전 예배와 가까웠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새 심판 세력으로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는 점은 바벨론이 부상하던 주전 7세기 말, 대략 요시야 말기부터 여호야김 초기의 상황과 잘 맞는다. 주전 612년 니느웨 함락과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전후가 자주 제안되지만 정확한 연도는 확정할 수 없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앗수르의 세력은 쇠퇴하고 바벨론이 급속히 부상하던 때, 유다 내부에는 강포와 죄악과 분쟁이 가득했고 율법과 정의가 마비되었다(1:2-4).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을 탄식하자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군대를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답하신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사람을 물고기처럼 잡아들이는 더 잔혹한 제국이었다. 책은 이러한 충격적인 섭리 앞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유다와 바벨론의 죄를 모두 심판하시며 정한 때에 묵시를 성취하실 것을 확신시키고,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O. 팔머 로버트슨과 랄프 L. 스미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은 표제다. 1:2-17은 ‘항의의 대화’로, 유다의 불의에 대한 첫 탄식과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는 응답, 더 악한 나라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 이유를 묻는 둘째 탄식을 담는다. 2:1-20은 ‘지혜의 결의’로, 선지자가 파수대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의 묵시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주신 뒤 약탈·부당 이익·피로 세운 성·수치·우상숭배에 다섯 화를 선언한다. 3:1-19은 ‘순종의 시’로, 진노 중 긍휼을 구하고 출애굽의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결핍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하박국의 핵심 문제는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이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으며 역사 속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도구의 교만과 잔혹함을 승인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바벨론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끝없이 삼키지만 피로 세운 문명은 무너지며,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2:14). 우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2:18-20).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교만하여 마음이 바르지 않은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실히 기다리는 자를 대조한다(2:4). 히브리어 ‘에무나’에는 믿음·신실함·견고함의 의미가 함께 있으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내를 낳는다. 이것은 행위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의인은 자기 공로나 제국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심판의 때까지 충성으로 나타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유다의 율법 마비와 바벨론 포로는 언약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 반석’이라 부르며 심판도 언약 백성을 교정하기 위한 것임을 붙든다(1:12). 3장의 하나님은 데만과 바란에서 오시고 바다를 밟으며 자기 백성과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용사로 나타난다. 과거 구원을 기억하는 기도는 바벨론과 모든 악한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채우실 새 출애굽과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바울은 하박국 2:4을 인용하여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선포한다(롬 1:17; 갈 3:11). 히브리서는 같은 말씀을 사용하여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권한다(히 10:37-39). 두 적용은 충돌하지 않는다.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 믿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낳는다. 예수님은 악한 권세의 폭력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부활하여 승리하셨으며, 그 안에서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섭리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9. 읽는 방법

하박국의 질문을 불신앙으로 정죄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인간 법정에 세우는 자율적 비판으로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을 믿기 때문에 악과 계시된 성품 사이의 긴장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답을 요구한 뒤 파수대에서 겸손히 기다린다. 모든 고난의 구체적 이유가 개인에게 직접 계시된 것처럼 설명하지 말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 인간의 책임을 붙들면서 밝혀지지 않은 섭리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2:4을 단지 긍정적 사고나 위기를 견디는 인간적 성실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신약의 이신칭의를 원문과 무관한 재해석으로 대립시켜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한 인내를 함께 보아야 한다. 3:17-19도 가난과 재난을 낭만화하거나 감정을 억지로 즐겁게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다. 선지자는 침략과 기근 앞에서 몸이 떨리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아니라 언약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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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1:1)






I. 항의의 대화(1:2-17)


1.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1:2-4)

이 단락의 형태는 탄식으로,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는 말로 시작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악인”으로 인하여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며 율법은 왜곡되고, 강포와 패역이 가득한 것을 한탄한다. 여기에 나타난 “악인”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킨다(cf. 13절의 악인은 “바벨론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의가 무너진 상태를 방관하고 계신지를 묻는다.




2.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1:5-11)

하박국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카스딤] 바벨론)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바벨론의 침략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이다. 11절에 이르기까지 그 군대가 얼마가 사납고 무서우며 전쟁에 능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그 수가 많고 거만한지를 묘사한다. 이 일은 전무후무하여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카스딤”은 부족별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었다. 앗수르의 공격에 대응해 갈대아 왕조를 창건한 나보폴라살(Nabopolassar)은 바벨론에 수도를 세우고 BC 612년 니느웨를 점령하였다.




3.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1:12-17)

12절은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회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훈육)할지라도 어떻게 “악인”(갈대아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스라엘 사람)을 삼키는 것을 방관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도전한다. “주님의 눈은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13절)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12절).

바벨론은 그물(예망)로 물고기를 쓸어 모으듯 즐기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하박국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가는 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II. 지혜의 해결(2:1-20)


4.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2:1-5)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진지하게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묵시”(환상)를 목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다(cf.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이다. 이 말은 읽고 순종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환상”이 정한 때가 있어 더딘 것 같을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응답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다(cf. 행 1:7).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한다. 그 응답의 핵심은 4절에 나타난다. 교만한 자(바벨론)는 살아남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성실”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4절)는 말씀은 매우 유명하면서도 많은 논쟁을 낳는 구절이다. 문맥상 “믿음”은 단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하실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심판의 때)까지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악인과 함께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되는 말씀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7.11-12).

이 구절의 칠십인역을 인용한 히브리서 10:37-39의 문맥은 그 의미를 살리고 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행함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칠십인역)을 약간 수정하여 인용한다(롬 1:17, 갈 3:11).




5. 다섯 가지 재앙(2:6-20)

여기서는 “화로다”[호이]로 시작되는 다섯 개의 재앙 신탁이 나온다. 이 재앙을 말하는 “무리”(6절)가 누구인지 재앙을 당하는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확증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나라/민족”을 노략한 일(8, 9절)과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일은

① 첫 번째 재앙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노략하는 사람, 살인과 강포를 행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략했던 자들에 의해 도리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② 두 번째 재앙은 많은 민족을 멸하고 탐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다. 이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 집의 벽돌과 들보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외칠 것이다.

③ 세 번째 재앙은 살인과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에 의해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14절, 사 11:9, 슥 14:9).

④ 네 번째 재앙은 방탕에 대한 심판이다. 악한 자들은 동료들에게 강한 술을 마시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술을 마시게 되고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17절은 바벨론인들이 레바논으로 들어와서 백향목 숲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생 짐승떼를 약탈한 사건을 암시한다.

⑤ 다섯 번째 사건은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다. 하박국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묻는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성전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온 세상은 잠잠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20절).






III. 순종의 시(3:1-19)


6. 표제와 기원(3:1-2)

3장은 기도 형태의 시다. 이 시는 회중이나 대표자가 부르도록 만들어진 중재의 기도다. 이 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재개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심판)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기에 긍휼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구한다.




7. 하나님의 나타나심(3:3-7)

3-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심(신의 현현)에 대한 묘사는 시내산에서의 강림 사건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오심은 남쪽(데만과 바란 산, 시내산 방향, 신 33:2)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를 덮는다. 그분의 능력은 번개와 우뢰를 동반한다(4, 11절). 그분이 서실 때 땅은 진동하고 산들은 무너지며 구산(“구스에 속한”)과 미디안의 장막들은 흔들릴 것이다.




8. 전쟁(3:8-15)

이 단락은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로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13절) 왕으로 고백한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혼돈의 상징인 “강들과 바다”를 정복하신다(8, 15절). 그분은 온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밟으신다/타작하신다”-12절). 이것은 하박국이 1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의 일부이다. 13절의 “기름 받은 자”는 예루살렘의 왕을 가리킨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라는 말은 “꼬리에서 목까지”라는 뜻인데 그것은 용 모양의 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스미드). 원수는 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뚫으실 것이다(14절).

“어떤 학자들은 매년 가을에 거행되는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는 왕과 열방들 간의 모의 전쟁을 수행하는 때라고 단정했다. 왕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야웨는 다시 우주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이스라엘에서 그처럼 정교한 신년 축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그런 제의적 배경에서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것과 유사한 언어가 구약에서 하박국 3장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나온다”(랄프 스미드).




9. 믿음의 응답(3:16-19)

하박국은 16절에서 그의 좌절된 체험을 묘사한다. 16절의 끝부분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RSV, ESV는 “나는 조용히,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번역한다.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표현한다. 하박국은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외면적인 징조는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기뻐하다’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연장형으로서 청유의 뜻을 지닌다.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개의치 말고 야웨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강한 표현 방법이다”(랄프 스미드).









스바냐

성경 해설


스바냐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스바냐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아홉 번째 책으로, ‘여호와의 날’을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와 안일함을 고발하는 심판 신탁은 주변 열방과 온 창조 세계로 확대되고, 겸손히 여호와를 찾으라는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다. 책은 진노로 끝나지 않고 교만이 제거된 남은 자,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방, 백성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회복으로 나아간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츠판야’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뜻이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가 ‘숨김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2:3과 의미상 잘 어울린다. 그러나 이름 자체가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예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시대에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밝히며, 그의 계보를 히스기야까지 네 대에 걸쳐 제시한다(1:1). 이 히스기야를 유다 왕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흔한 이름일 가능성도 있어 왕족 출신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니느웨가 아직 존재하지만 멸망이 예고되고 유다에 바알·별·밀곰 숭배가 남아 있는 상황은 요시야의 개혁이 본격화된 주전 621년 이전, 대략 주전 630년대와 잘 맞는다. 다만 일부 말씀은 개혁 이후에도 선포되었을 수 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며 유다에는 바알과 하늘의 별 숭배, 여호와와 밀곰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깊어졌다. 방백과 왕족은 이방 풍습을 따르고 폭력과 속임으로 집을 채웠으며, 상인들은 재물을 의지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여 영적 무관심에 빠졌다(1:4-13). 한편 앗수르는 쇠퇴하고 국제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다. 스바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첫 독자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공의와 겸손을 찾으며 왕의 임재와 남은 자의 회복을 소망하게 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O. 팔머 로버트슨과 랄프 L. 스미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은 표제다. 1:2-18은 여호와의 큰 날과 함께 오는 우주적·언약적 심판으로, 창조 세계를 휩쓰는 선언에서 유다의 우상숭배와 지도층·상인·안일한 자의 심판으로 좁혀 간다. 2:1-15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고 부르고, 서쪽 블레셋부터 동쪽 모압·암몬, 남쪽 구스, 북쪽 앗수르까지 열방의 교만을 심판한다. 3:1-20은 패역한 예루살렘을 고발한 뒤 열방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한 남은 자를 보존하며, 시온 가운데 계신 왕의 사랑과 포로 회복의 새 노래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여호와의 날은 유다의 적들만 무너뜨리는 민족적 승리의 날이 아니다. 언약 백성의 우상숭배와 영적 무관심부터 심판하며, 사람과 짐승·새와 물고기까지 쓸어버리는 표현으로 죄가 창조 세계에 미친 파괴와 심판의 우주적 범위를 보여 준다(1:2-6). 은과 금도 여호와의 분노에서 구하지 못하고, 군사력과 상업적 번영과 종교적 외형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심판 경고는 회개할 기회를 없애지 않는다.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부름을 받는다(2:3).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의로운 분으로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지도자·재판관·선지자·제사장은 각자의 직분을 부패시켰다(3:3-5). 회복은 단순히 옛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제거하고 곤고하고 가난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남은 자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안전히 먹으며, 열방도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마음으로 섬긴다(3:9-13). 이 변화의 중심에는 형벌을 제거하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왕의 용서와 사랑이 있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스바냐의 심판 언어는 홍수 때처럼 창조 질서가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이며, 언약을 떠난 유다도 열방과 함께 심판 아래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경배자들을 먼 곳에서 모으고 수치당한 백성의 운명을 돌이키며, 남은 자를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재구성하신다. 열방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약속은 바벨탑에서 언어와 민족이 흩어진 역사를 되돌리는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한다(창 11:1-9; 습 3:9).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 거하시며 악을 제거하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모으신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스바냐가 약속한 ‘시온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3:15-17).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형벌을 담당하여 정죄를 제거하고, 부활하여 죄와 원수를 이긴 구원의 용사이자 왕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오순절에 여러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사건은 열방이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섬길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여 준다(행 2:5-11). 복음 안에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모든 민족의 겸손한 자가 한 백성으로 모이며, 재림 때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왕의 기쁨이 완성된다.




9. 읽는 방법

여호와의 날을 먼 미래의 재난 시간표로만 읽거나 특정 현대 국가에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야 시대 유다와 주변 열방에 실제 역사적 심판을 경고하면서 최종 심판까지 내다본다. 먼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실천적 무신론과 혼합주의, 재물과 권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우리 안에서 살펴야 한다. 2:3의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를 심판 회피의 기술이나 당연한 권리로 만들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한다.

3:17을 심판과 회개와 정결의 흐름에서 떼어내어 아무 조건 없이 현재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감상적 문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은혜로 형벌이 제거되고 겸손하게 그 이름을 의지하도록 새로워진 언약 백성이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구절은 ‘사랑 안에서 잠잠하신다’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번역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표현에 지나친 교리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중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신다는 놀라운 회복이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스바냐 서론 및 본문 해설; 랄프 L. 스미스, 『미가–말라기』; O. 팔머 로버트슨의 스바냐서 구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스바냐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스바냐 서론을 참고하였다.






표제(1:1)

스바냐는 요시야 통치 시기(BC 640-609년)에, 특별히 요시야의 종교 개혁(BC 621년) 이전부터, 그리고 앗수르의 앗술바니팔 왕이 죽고(BC 626) 앗수르의 세력이 약해져 갈 무렵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이다(cf. 2:13-15). 스바냐에 대한 소개는 그의 가계가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언급된 “히스기야”는 유다 왕 히스기야로 보기는 힘들다.




I. 여호와의 큰 날과 함께 우주적 언약적 심판이 온다(1:2-18)


1. 만국의 심판 선언(1:2-6)

이 단락은 심판 신탁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즉 온 세상을 쓸어 버리실 것이다. “바다의 고기”까지 언급이 된 것은 그 심판이 전면적이며 최종적일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cf. 창 7:23). 진멸의 목적은 특별히 유다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들(바알, 별, 말감/밀곰)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리고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스바냐서는 1:1과 2:10-11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다. 그러므로 본문이 상징적이고 다소 과장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여호와의 날 선언(1:7-18)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서의 주요한 주제이다. 아마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아모스가 가장 먼저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다”(7, 14절)는 표현은 아모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표현은 도리어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며(사 13:6). 스바냐 이후 다른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사용한다(겔 7:7, 30:3, 욜 1:15, 옵 1:15).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다(8, 12, 15, 18절).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15절). 그날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초대한 손님인 적들에게 어린양처럼 희생제물이 될 것인데, 이는 방백들(관리들)과 왕의 아들들이 이방 관습과 옷차림을 따랐기 때문이며 문턱을 뛰어넘으며 이방 종교를 따르고(삼상 5:5)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궁전 창고)을 가득채웠기 때문이다(8-9절). 10절의 “어문”(Fish gate)은 성읍 북쪽 문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북쪽에서 시작될 것을 암시한다. 11절의 “막데스”는 성읍의 남쪽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서 벌하실 것이다(12절).

15-18절의 언어는 거룩한 전쟁의 언어와 합쳐진 제의적 언어이다. 여호와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용사시다.






II.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로의 부르심이 전해진다(2:1-15)


3. 여호와의 날 선언(2:1-3)

이 단락도 여호와의 날 주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호와의 날에 숨길을 얻을 자들을 언급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즉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의 분노를 피하게 될 것이다. 1절의 “수치를 모르는”이란 단어는 직역하면 “갈망하지 않다”는 뜻이며 칠십인 역은 “어리석은/무익한”[아파이데우톤]으로 번역한다.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른다(암 5:15).




4.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2:4-15)

유다 서쪽의 블레셋(4-7절), 동쪽의 모압과 암몬(8-11절), 남쪽의 구스 혹은 애굽(12절), 북쪽의 앗수르(13-15절)가 모두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함한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블레셋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모압과 암몬을 노략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7, 9b절). 이스라엘이 앗수르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III. 하나님께서는 그 큰 날이 도래와 그분의 백성을 재구성하신다(3:1-20)


5.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3:1-5)

1절에서는 “포악한 성읍”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지만 2절과 4절에서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 성읍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특별히 1:8에서와같이 유다의 지도자들(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을 책망한다. “그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시다(호 6:3, 애 3:22-23). 그러나 예루살렘은 불의하다(5절).




6.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3:6-8)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신다. 온 세상의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 나라를 철저히 멸망시킴으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힘써서 악을 행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뿐 아니라 유다를 포함할 것이다. “나를 기다리라”(8절)는 명령은 하나님의 보복을 “기대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7. 다가올 큰 변화(3:9-13)

앞의 단락의 심판 신탁과 같이 여기서도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신탁이 선포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들의 “입술”([사파] 창 11:1)을 정결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사 6:5-7). 즉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의 흩어진 자들”은 멀리(구스)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교만을 제거하실 것이다(11절). 9-11절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를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회복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12절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문맥상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을 가리킨다(cf. 쿰란 사본에서는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가 흔히 경건한 자를 지칭하는 말로 나온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더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이다(13절).




8. 새로운 노래(3:14-20)

이 단락은 즉위식 시편(47, 95, 97편)과 그 구조와 어휘가 비슷하다.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 원수들에 대한 승리, 여호와의 임재 등은 모두 즉위식 축제의 공통된 주제들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는 원수를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15절). 이스라엘의 운명의 대반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근거한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17절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미한다(2:3). 그러므로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15절)하시며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1절).

18절의 해석은 번역본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개역, NAS, NIV).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새번역, NRS) “나는 너에게 내리던 재앙을 거두어 들여 다시는 수모를 받지 않게 하리라”(공동, TNK).

마지막 절(19-2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벌하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 수치를 바꾸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마친다.









학개

성경 해설


학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학개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열 번째 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한 네 말씀을 기록한다. 날짜가 매우 구체적인 짧은 예언서이며, 책망과 순종, 격려와 약속이 빠르게 이어진다. 황폐한 성전과 자기 집에만 몰두한 백성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임재와 언약의 영으로 낙심한 공동체를 일으킨다. 마지막에는 열방을 흔드시고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으실 약속으로 시야를 넓힌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학개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학가이’는 ‘절기’ 또는 ‘축제’와 관련된 이름으로, 흔히 ‘축제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설명된다. 그가 절기에 태어났거나 이름이 성전 예배 회복과 연결된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본문은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에스라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완공되었다고 증언한다(스 5:1-2; 6:14).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학개를 ‘여호와의 사자’로 부르며 그의 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밝힌다(1:13). 네 말씀은 모두 바사 왕 다리오 1세 제2년인 주전 520년 여섯째 달부터 아홉째 달 사이의 정확한 날짜를 가진다. 학개의 가문과 나이는 알려지지 않는다.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노인이었다는 추측도 있지만 2:3은 청중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사람에게 묻는 말이므로 학개의 나이를 입증하지 않는다. 짧은 사역 기간에도 그의 말씀은 역사 속 지도자와 공동체를 실제 순종으로 이끌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주전 538년경 유다인들이 귀환하여 제단과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대적의 방해와 정치적 압박,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심 속에서 공사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다리오 시대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공동체를 이끌었으나 백성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꾸미는 데 힘썼다. 학개는 흉작과 가뭄을 언약적 징계로 해석하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촉구한다.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삶과 예배의 중심에 모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피터 A. 페르후프와 랄프 L. 스미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15a은 자기 집을 우선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둔 백성을 책망하며 재건을 명하고, 지도자와 남은 백성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일으키시는 첫 말씀이다. 1:15b–2:9은 새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이들을 향해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언약과 영의 임재 및 열방을 흔들어 주실 더 큰 영광과 평화를 약속한다. 2:10-19은 제사장에게 정결과 부정에 관해 묻고 공동체의 부정을 밝힌 뒤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을 선언한다. 2:20-23은 나라들을 뒤엎는 날에 스룹바벨을 택한 종과 인장반지로 삼겠다는 다윗 계열의 소망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학개의 반복 명령인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경제적 실패를 자기 성찰과 언약적 순종의 문제로 보게 한다(1:5, 7; 2:15, 18). 백성은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벌어도 구멍 난 전대에 넣었는데, 이는 우연이나 노동 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뒤로 미룬 우선순위에 대한 언약적 징계였다. 그러나 이 원리를 모든 현대의 가난과 실패에 직접 적용해 개인의 불순종 탓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개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밝혀진 특정한 언약 상황과 해석이 있었다.

참된 회복은 인간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약속하시고 지도자와 남은 백성의 영을 일으켜 일하게 하신다(1:12-14).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다(2:4-5). 거룩함은 접촉으로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공동체의 일과 제물을 더럽히므로, 외적 성전 공사 자체가 마음과 삶의 정결을 대신하지 못한다(2:10-14).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성전 재건은 포로에서의 귀환만으로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세운 언약과 영의 임재를 재확인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며 예배받으실 처소를 회복하신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의 외적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고 정치적으로도 다윗 왕국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열방을 흔들어 모든 은금이 자신에게 속했음을 드러내고 이 성전에 더 큰 영광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다(2:6-9).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으시는 말씀은 여호야긴에게 선언된 심판을 넘어 다윗 언약의 계보가 보존되고 참 왕이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한다(렘 22:24; 학 2:23).




8. 그리스도와 복음

스룹바벨은 바사의 총독에 불과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고, 인장반지 약속은 다윗 왕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마 1:12-13; 눅 3:27).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성전이며, 죽고 부활하여 자기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셨다(요 1:14; 2:19-21). 그와 연합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열방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엡 2:19-22). 히브리서는 학개의 ‘한 번 더’ 흔드심을 인용하여 피조된 나라들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남을 것을 선포한다(히 12:26-28).




9. 읽는 방법

학개서를 현대 교회 건축 헌금이나 대형 예배당 건설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포로 귀환기의 성전은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명하신 예배 처소였으며,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시는 백성이 성전이다. 오늘의 적용은 건물의 크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예배, 말씀과 공동체를 자기 안락보다 우선하는지 묻는 데 있다. 또한 물질을 드리면 반드시 경제적 번영을 얻는다는 공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 왔지만 히브리어 문법과 문맥상 열방의 귀한 것들 또는 재물이 들어오는 뜻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기독론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열방을 흔드시고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성전에 영광과 평화를 주시는 약속은 정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안에 완성된다. 가까운 성전 재건과 그리스도의 초림, 교회의 성전됨, 최종적인 만물의 흔들림을 구분하면서 연결해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학개 서론 및 본문 해설; 랄프 L. 스미스, 『미가–말라기』; 피터 A. 페르후프의 학개서 구조; 앤드류 E. 힐, 『학개·스가랴·말라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학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학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1:1-15a)

(1) 책망과 권고의 메시지(1:1-11)

학개(스 5:1, 6:14)는 BC 520년에 4개월(1:1, 2:20)의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13절)로 불렸다. BC 538년 바사 왕 고레스는 모든 포로들에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성전재건의 부품 꿈을 품고 귀환한 무리들은 대적자들의 방해로 학개의 등장 때까지 성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스 3-5장). 그의 선포는 총독 스룹바벨(대상 3:19)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진다(12절).

학개는 “만군의 여호와”(이 표현이 총 14번 나온다)의 대변자로 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각자의 집을 먼저 짓고 농사와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것에 대해 책망하신다. 4절의 “판벽한[사판]”은 장식한 벽을 의미한다(렘 22:14). 그동안(20여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셨다. 이는 언약적 저주다(신 8:10, 28:38, 10: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8절, cf. 이 구절은 재귀형으로 해석하여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말일 수 있고, 혹은 수동형으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관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2) 백성들의 반응(1:12-15)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학개가 전한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13절). 이스라엘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일깨우셨다”고 분명하게 지적한다(14절, cf. 2:5). 성전 공사를 재개한 시기는 다리오 왕 제2년(BC 520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2. 새 성전의 약속된 영광(1:15-2:9)

이 단락은 주로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에게(3절) 주어진 격려의 메시지이다. 그들은 현재의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 굳게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4절, 1:13).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5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2절)에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5절).

하나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이다(cf. 엡 1:23).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흔드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를 성전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고 탈취물들을 가져오신다는 의미와 함께 모든 나라의 왕/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조공을 바치게(경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8절은 보다 더 큰 개념을 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본래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왕은 영광을 얻으시고 백성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9b절).




3. 더럽혀진 백성들을 위한 축복(2:10-19)

백성들은 석 달동안 성전 공사를 해오고 있었고, 아마도 그들의 삶에 큰 변화(복)가 없는 것을 보며 낙심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19절).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복이 없었던 이유를 제사장들에게 던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설명하신다(11-14절).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다른 물건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부정하게 된 자가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 즉 이스라엘이 이미 부정해졌고 그들이 하는 성전재건 일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궁핍했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오늘”은 아마도 성전의 주춧돌을 놓은 날을 가리킬 것이다(18절). 고대 근동에서 신전을 건축할 때에 주춧돌 위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Wiseman).

어떤 학자들은 14절의 “이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스 4:1-5), 혹은 문맥이 윤리적 생활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칼빈).




4. 스룹바벨, 주님의 선택된 인장반지(2:20-23)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전해진 구원 신탁이다. 2:6-9에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라들을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보화가 성전으로 모일 것이라고 했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스룹바벨 개인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인장반지”라고 선언된다. 나중 성전의 영광 신탁(2:9)과 마찬가지로 이 신탁은 종말론적이다. 지금 다윗 혈통의 스룹바벨은 바사의 총독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여호야긴의 “인장반지”를 뺏으신(렘 22:2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인장반지를 “스룹바벨”에게 끼우실 것이다(마 1:12).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스가랴

성경 해설


스가랴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스가랴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열한 번째이자 가장 긴 책으로,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한 회개 촉구와 밤의 환상, 설교, 상징 행위와 종말론적 신탁을 결합한다. 1–8장은 성전 재건 시기의 구체적 날짜와 인물 속에서 시온의 회복과 공동체 정결을 말하고, 9–14장은 오실 왕과 참 목자의 고난, 예루살렘의 정결과 만유의 왕이신 여호와의 최종 통치를 바라본다. 난해한 상징이 많지만 중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죄를 제거하고 성령으로 일을 이루며 열방까지 자신의 왕권 아래 모으신다는 약속이다.




2. 책명

책명은 잇도의 후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에게서 왔다(1:1). 히브리어 ‘즈카르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언약을 잊지 않고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책의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스가랴를 잇도의 후손으로 부르는데, 히브리어 ‘아들’은 더 먼 후손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본문의 베레갸 언급과 모순되지 않는다(스 5:1; 6:14; 느 12:16).




3. 저자와 기록 연대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선지자로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했다. 첫 말씀은 다리오 1세 제2년인 주전 520년에, 금식 질문은 제4년인 주전 518년에 주어졌으며 그의 사역은 성전이 완공된 주전 516년 무렵 이후까지 이어졌을 수 있다. 1–8장은 스가랴의 이름과 날짜를 분명히 제시하지만 9–14장은 날짜와 이름 없이 두 ‘신탁’으로 시작하고 문체와 배경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후반부가 더 장기적이고 종말론적인 계시를 담는 데서 설명할 수 있으며, 스가랴의 핵심 주제와 앞부분의 이미지가 후반부에도 이어진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귀환민은 성전 기초를 놓은 뒤 방해와 낙심으로 공사를 중단했고, 예루살렘은 성벽과 인구와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바사 제국은 평온해 보였지만 시온은 여전히 황폐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듯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주어진 환상은 하나님이 열방을 살피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며 죄와 악을 제거하고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보증한다. 책은 조상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을 행하며, 현재의 작은 순종 너머에 오실 왕과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게 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조이스 G. 볼드윈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6은 조상들의 불순종을 경고하며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른다. 1:7–6:15은 여덟 환상을 동심적으로 배열하여 열방의 거짓 평안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확립되는 데 이르고, 중심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과 성령으로 일하는 스룹바벨이 놓인다. 7–8장은 금식 질문을 참된 회개와 진실·정의·인애의 삶으로 돌리고, 금식을 기쁨으로 바꾸며 열방이 여호와를 찾을 것을 약속한다. 9–11장은 겸손한 왕의 오심과 거절당한 목자를, 12–14장은 찔린 자를 위한 애통과 죄 씻는 샘, 맞아 죽은 목자와 정결한 남은 자, 예루살렘의 최종 구원과 만유의 왕께 드리는 열방의 예배를 보여 준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스가랴의 환상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 준다. 천상 순찰자와 뿔, 대장장이와 병거는 세상 제국이 독립적 주권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흩은 권세를 심판하심을 나타낸다. 예루살렘의 참 안전은 성벽보다 둘러싼 불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성전과 공동체의 회복도 군사력이나 정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4:6). 그러나 은혜는 윤리와 분리되지 않아 도둑질과 거짓 맹세, 억압과 형식적 금식은 제거되어야 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정결한 옷이 입혀지는 환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심을 보여 준다(3장). ‘싹’은 성전을 세우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조화롭게 이루는 메시아 소망으로 발전한다(3:8; 6:12-13). 후반부에서는 참 왕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고, 선한 목자는 은 삼십에 평가절하되어 버림받으며, 찔린 이를 바라보는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과 죄 씻는 샘이 주어진다. 구원은 인간 지도자의 성공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와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온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부름은 포로 심판 후에도 언약이 유효함을 밝힌다(1:3).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택하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관계를 진실과 공의로 회복하신다(8:8). 출애굽의 언약의 피는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 주고, 흩어진 유다와 에브라임은 새 출애굽처럼 돌아온다(9:11; 10:6-12). 마지막에는 여호와가 온 땅의 왕이 되고 열방이 예배하며 말방울과 솥까지 거룩해져 성전과 세속의 경계가 사라지는 새 창조적 거룩함이 완성된다(14:9, 16-21).




8.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스가랴의 여러 약속을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 연결한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의롭고 구원하는 왕이며(슥 9:9; 마 21:4-5), 배신의 은 삼십과 토기장이 밭은 버림받은 목자의 이야기를 반영한다(슥 11:12-13; 마 26:15; 27:9-10).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애통하며(슥 12:10; 요 19:37), 목자가 맞으매 제자들이 흩어진다(슥 13:7; 막 14:27).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고 부활한 왕은 성령을 부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재림 때 만유의 왕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열방의 예배를 받으신다.




9. 읽는 방법

환상의 말 색깔, 뿔과 병거, 숫자와 지명을 오늘의 국가·정치인·사건과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상징의 세부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시온을 회복하며 죄를 제거하신다는 중심은 분명하다. 4:6을 준비와 책임을 무시한 채 기적만 기다리라는 구호로 쓰지 말고, 스룹바벨이 실제로 성전 공사를 수행하되 성공의 근원이 성령임을 고백한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금식도 종교 행위 자체보다 정의·진실·인애를 사랑하는 회개가 중요하다.

9–14장의 전쟁과 예루살렘 이미지는 가까운 역사와 메시아의 초림, 교회 시대와 최종 심판이 겹쳐 보이는 예언적 전망을 가진다. 모든 세부를 문자적 현대 전쟁 일정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역사와 무관한 영적 은유로 없애지 말아야 한다. 신약이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본문은 확실히 따르되, 모든 환상 인물을 곧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단정하지 않는다.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는 결말은 구약 절기 제도의 단순 복귀보다 만유의 왕께 드리는 보편적 예배와 완전한 거룩함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특별 주제: 스가랴서의 통일성과 9–14장>

비평학에서는 1–8장과 9–14장의 날짜·문체·역사적 분위기 차이를 근거로 후반부를 알렉산더 시대나 그 이후 익명의 저자들에게 돌리는 견해가 널리 제안되었다. 그러나 문체 차이만으로 저자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전반부는 성전 재건기의 날짜 있는 환상과 설교이고 후반부는 더 먼 메시아적·종말론적 신탁이므로 형식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부분에는 여호와의 질투와 시온의 회복, 열방 심판과 포함, 목자와 남은 자, 정결과 만유의 왕권이라는 주제가 이어진다. 마태복음도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예언의 권위 아래 인용한다(마 27:9-10). 역사적 배경의 난제를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결정적 증거 없이 후반부를 여러 익명 문서로 해체하기보다 스가랴의 계시와 정경적 통일성 안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F. F. 브루스; 랄프 L. 스미스, 『미가–말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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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스가랴 서론 및 본문 해설; 조이스 G. 볼드윈, 『학개·스가랴·말라기』; 랄프 L. 스미스, 『미가–말라기』; 앤드류 E. 힐, 『학개·스가랴·말라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스가랴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스가랴 서론을 참고하였다.






PART I (1~8장)


I-1. 서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1:1-6)

스가랴는 BC 53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전한다. “손자”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둘 다 [벤]이다. 구약에서 [벤]은 “후손, 상속인, 후계자”로 의미할 수 있다. 제롬은 베레갸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잇도는 영의 아버지였다고 말한다. 잇도와 스가랴는 느헤미야서(12:4, 16)에도 언급되지만 이들인 동일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서 “옛적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회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옛적 선지자들”(4절)의 중요한 주제였다. 조상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6절).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 Joyce Baldwin은 “비록 권고적인 어조, 심판과 주의 진노에 대한 언급 등이 의기소침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데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일지라도, 그 목적은 다가올 약속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고 말한다.




I-2. 여덟 가지 환상과 동반되는 명령(1:7-6:15)

a. 환상1. 온 땅의 순찰자가 보고하다(1:7-17)

스가랴는 밤에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있는 “한 사람”을 본다.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었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온 땅이 조용하다고 보고한다(11절, cf. 한글개역개정의 “평안하고”라는 말은 원문에 없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와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라고 중재한다(12절).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는 천사는 하나님에게서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14-17절).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2:12)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도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의 환상들 배후에는 신화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여호와의 천사”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인 미가엘의 선구자일 수도 있다(단 10:21, 12:1). 스가랴에서 “70년”(12절 7:5)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기간을 가리킨다. 어쨌든, 첫 번째 환상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성읍들을 재건하시고 다시 번영케 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다.

b. 환상 2. 열방이 보복을 당하다(1:18-21)

두 번째 환상의 형태는 첫 번째 것과 같다. 스가랴는 보고, 질문하며, 해석하는 천사는 대답한다.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은 열방들/세력들을 가리킨다. “대장장이 네 명”은 이 열방들을 심판할 세력들이다.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15절) 주제를 다룬다.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cf. 사 54:16-17). “넷”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첫 번째 환상의 말탄 네 사람과 마지막 환상의 네 병거에 해당되며 이스라엘을 억압한 사방의 원수들을 가리킬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의 주요 메시지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곧 행동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다.

b1. 환상 3. 예루살렘은 신적 보호자가 있다(2:1-13)

한 소년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 간다. 다른 천사가 나아와 그 소년에게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되어 성곽이 없는 광활한 지방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불 성벽’이 되시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라”(5절)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 가운데 머무실 것이며, 그날에 많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10-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명령을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략한 열방을 심판할 것이며(9절)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택하실 것이다(12절 1:17). 이 환상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13절).

8절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발드윈(Baldwin)은 “억지로 그가 나를 보내셨다”로 이해한다(cf. 여러 해석을 보려면 스미드의 주석 pp. 282-283를 참고하라). 한편 홀 한슨은 “영광”[카보드](5, 8절)과 “장막에 거하다”[솨칸](10, 11절)라는 용어는 에스겔(겔 37:24-27, 43:7-9) 과 스가랴의 두 가지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말하며,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한다(2:11, 4:9, 6:5).

c. 환상 4. 회복 된 대제사장(3:1-10)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 “그 사탄”은 그를 고소하기 위해 그의 옆에 서 있다. 이 환상과 말씀의 배경은 하늘 나라의 회의이다(욥 1-2장).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4절)고 말씀하신다. 여호수아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진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길에 걷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재판하게 될 것이다(7절). 이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은 새 시대를 위한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에 집중되어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것처럼(레 8:5-7),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8-10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인 싹/가지([체마흐]=6:12)”과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줄 “일곱 눈들/샘들[에나임]”(cf. 4:10)을 가진 돌의 “예표/징조”[모펫]가 될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징조가 되었다. 미첼(Mitchell)은 스룹바벨이 그 “싹”이라고 주장한다(학 2:23). “싹”(8절)이 왕을 의미한다면(렘 23:5), “돌”(9절)은 제사장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 돌이 대제사장의 관에 붙어 있는 일곱 면을 가진 귀한 보석(cf. 9:16)을 나타낸다면, 그 돌의 일곱 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완공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일곱(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 눈을 가리킬 수도 있다”(스미드).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제사장=왕으로 보고 있다(cf. 4:12). 리핀스키(Lipinski)는 [에나임]을 “샘물들”로 번역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 일곱 원천이 모세가 광야에서 친 바위(고전 10:4)와 에스겔 47장과 스가랴 14장의 선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과 연관시킨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13:1)이 흘러날 것이라는 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0절의 사상은 솔로몬의 통치(왕상 4:25)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메시아의 오심(미 4:4, 요 1:48-50)을 내다본다. 랍비들은 이 절의 의미를 확대해서 “율법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1. 환상 5. 대제사장과 왕을 위한 신적 자원(4:1-14)

스가랴는 잠에서 깨어나 순금 등잔대를 본다. 그 등잔대 일곱 등잔이 있으며, 등잔들은 각각 일곱 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등잔대 좌우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하는 듯하다(12절).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인지 묻지만 천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되묻는다. 환상은 6-10절의 말씀에 의해 중단되는 듯하다. 그러다가 11-12절에서 스가랴는 다시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는다. 천사는 5절과 동일하게 되묻지만 결국,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 그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섬기는 “기름부음 받은 자”(직역, “기름의 아들들”) 두 사람이다(14절). 이는 분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킬 것이다. 그렇다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미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빛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cf. 계 1:12, 20)

6-10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을 통해 시작된 성전 재건이 완성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방해되는 모든 것(cf. 8:10, 스 4장)을 제거하실 것이며, 멸시를 받으며 낙심하던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10절의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흐르는 여호와의 일곱 눈들/샘물들(3:9)”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환상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또 본문을 재배열하려는 시도도 많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b2. 환상 6. 악이 보복을 당하다(5:1-4)

스가랴는 날아가는 큰(6mx9m) 두루마리를 본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 두루마리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그 두루마리에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cf. 겔 2:8-10),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적힌 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는 언약적 저주이며 언약을 어긴 자들은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악인(도둑과 헛되이 맹세한 자-레 5:1)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곳에 계시기 위해 그 백성과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b3. 환상 7.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다(5:5-11)

이번에 스가랴는 에바(곡식을 재는 바구니) 속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본다. 이 여인은 “악”이며 에바 속에 던져져서 납 뚜껑으로 덮인다. 이어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고 멀리 시날 땅(창 10:10)으로 가지고 날아간다(cf. “학/황새”는 부정한 새다-레 11:1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악과 종교적 타락을 제거하실 것이다.

a1. 환상 8. 하나님의 순찰자들이 지구를 둘러싸다(6:1-15)

스가랴는 눈을 들어 “두 구리/놋 산”(시온/성전을 상징)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본다. 스미드는 첫 번째 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들의 색깔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여러 해석을 비교한다(cf. 스미드의 주석 pp. 308-310). 천사는 그들이 하늘 나라 회의에서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영”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검은 말들은 뒤에 따라오는 흰 말들과 함께 북쪽 땅을 향해 가고, 얼룩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가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순찰하는 임무를 띠고 나아간다(7절). 첫 번째 환상에서 순찰하던 천사들은 세상이 조용하다(안식한다)고 탄식했다(1:11, cf. 학 2:6-8). 그러나 이 환상에서 “영들”은 세계의 세력을 상징하는 북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안(안식)”을 확립했다(8절). “쉬게 하다”[헤니후]는 [누아흐]의 사역 완료형 3인칭 복수 공통으로 “안정하다”(겔 44:30), “만족하다/누그러뜨리다”(겔 5:13)라는 뜻을 가진다. 이는 심판과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ckroyd). 존스(D. R. Jone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영’은 야웨의 영이며, 북쪽으로 간 영도 야웨의 영이다.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안정하다’라는 의미에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야웨의 능력이 북쪽에 있는 세계적인 강대국의 한가운데서 활동하고 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계의 혼돈과 파멸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곳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9-14절에서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들(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에게서 금과 은을 받아서 면류관들(복수)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아마 스룹바벨에게도)에게 씌우는데, 그것은 징조로서 “싹”([체마흐]=3:8)이라 이름하는 자가 일어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과(12-13a절, 렘 23:5). 공동의 통치자인 제사장과 함께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결국, 미래의 메시아는 왕=제사장으로서 통합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4:14). 발드윈은 “그[미래의 지도자]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완전히 성취할 것이며 온갖 영광으로 가득 찬 미래의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스미드는 “구약의 어느 곳에서도 미래의 다윗 혈통의 왕이 제사장도 되리라고 이처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세워질 성전(이미 스룹바벨의 성전건축은 완공 단계였을 것이다)은 “먼 데 사람들”(15절, 이방인들을 포함한)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때에 선지자로서 스가랴의 역할이 확증될 것이다(2:9, 4:9).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신 28:1).




I-3. 금식에 관한 질문에서 촉구하는 메시지(7:1-8:19)

a. 질문(7:1-3)

다리오 왕 제4년(BC 53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때에 어느 벧엘 사람이 (벧엘 혹은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매년 있는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을 한다. 금식은 포로 후기 시대에 아주 흔하게 되었다(8:19).

b. 첫 번째 설교(7:4-14)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매년 금식일을 지킨 것인지 되물음을 받는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자신들을 위해 했다. 9-14절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7, 12절) 하신 말씀과 “그들”의 반응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진실[에멧]과 정의”를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9-10절, 사 58:3-7). “사회 정의는 경건한 금식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조상들은 강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말씀을 거부했다(겔 3:9 “금광석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며 그들을 여러 나라로 불어버리셨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는 아름다운 땅(신 8:7-10)이 황폐해지는 것이었다.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은 적국들을 가리킬 것이다.

c. 관련 말씀(8:1-8)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이며 또 확실한 것이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로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한 예언의 말이지만 마지막 일은 아니다”(스미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한 큰 질투로, 시온에 돌아오셔서 거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 “진실/성실([에멧]=7:9)의 성읍”이라 불리게 하실 것이다(2-3절).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진실[에멧]과 공의”(7:9)로 다스리실 것이다(7-8절, 계 21:2-3). 예루살렘의 회복과 축복은 장수하는 노인들과 자녀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표현된다(시 127:3, 잠 3:2). 이러한 예언이 “남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6절).

b1. 두 번째 설교(8:9-17)

본문은 7:4-14과 비슷한 훈계의 형태를 지니며 세 부분으로 나뉜진다. 처음 두 부분은 다음과 같은 평행과 반복이 있다.

16-1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사회적 의무(“진실과 정의”)를 요약한다. 새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적절히 응답하고 순종해야 한다(6:15).

a1. 응답(8:18-19)

이 단락은 7:1-3에 나온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이상 금식일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들은 변하여 기쁨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

10월의 금식은 BC 588년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며(왕하 25:1), 4월의 금식은 아마도 BC 587년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왕하 25:2-3, 렘 39:2). 5월은 예루살렘 멸망 후 유다 총독 그달리야의 암살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했을 것이다(25:25, 렘 41:1-2). 7월의 금식은 속죄일을 가리킬 것이다(레 16장).




I-4. 결론 :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갈망(8:20-23)

8장의 마지막 절들은 큰 첫 부분(1-8장)의 결론으로써 우주적 구원을 선언한다. 때가 되면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탄원하게”(“은혜를 구하다”로 번역됨) 될 것이다. “그날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창 26:28)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다(사 2:1-4, 미 4:1-5, 렘 4:1-2). 2:1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PART II (9~14장)


II-1. 주님의 승리의 개입 : 거절당한 그의 목자 (9:1-11:17)

a. 주님이 북쪽에서 승리하시다(9:1-8)

스가랴서의 두 번째 부분(9-14장)은 앞 부분과 전혀 다른 형식과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스가랴의 저작에 대해서도 의심받는다. F. F. 브루스는 논란이 많은 이 부분의 역사적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cf.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논란에 관해서는 스미드의 WBC 주석을 참고할 것). 최근 학자들의 논의는 저작권에 대한 것보다 통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랄프 스미드는 다음과 같이 9-11장과 12-14장을 비교한다.

1절은 “신탁/경고”[맛사]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나 1:1, 합 1:1, 말 1:1, cf. 한글개역개정은 번역되지 않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에 임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요새 그리고 재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복하신다. 블레셋 성읍들(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두려워할 것이며 정복될 것이다(5-6절, 암 1:6-8). 그러나 그 블레셋은 정화되어 유다의 한 지파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7-8절).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들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지만 어떤 나라(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암시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본문은 “다메섹”이 여호와의 말씀이 쉴 곳([메누하] 처소)라고 말한다(cf. 한글개역개정에는 잘 나타나지 않음). 이는 낯선 사상이지만 본문은 그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만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Mason).

b. 왕의 오심(9:9-10)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왕의 오심을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 왕은 온 세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었으며 땅끝까지 통치할 자이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여”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마 21:5). 또한, 그 왕은 “구원받은” 왕이다(cf. 합 3:13, 시 33:16-17).

c. 환희와 번영(9:11-10:1)

시온의 딸(여성대명사 “네”)과 맺은 “언약의 피”(출 24:8, 막 14:24)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구덩이”(사망의 장소)에서 해방하실 것이다(9:11). 9:13-15의 언어는 주로 거룩한 전쟁의 언어이고 9:16-17은 주로 목자의 언어를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꺾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cf. 9:15의 원문에는 “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한글개역개정은 칠십인역과 RSV를 따라 원수들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 떼를 구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강건하게 양육하실 것이다. 그들은 보석같이 빛날 것이며 그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은 클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10:1).

d. 가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10:2-3)

백성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을 말하는 지도자들(복술자, 거짓 선지자들, 겔 22:28)에 의해 곤고를 당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과 “숫염소들”을 벌하실 것이다.

c1. 환희와 회복(10:3-11:3)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아보사 군마처럼 강하게 하시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실 것이다.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잇돌, 말뚝, 활”(10:5, 벧전 2:5-8, 사 22:23-24) 즉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10:6-10은 주로 “에브라임”의 귀환에 관해서 말한다.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귀환했다(10:6). 그러나 북쪽 지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구속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아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와같이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며(10:11)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할 것이다.

11:1-3은 교만한 지도자들(나무, 목자, 사자)에 대한 조롱의 노래로 10:3-12의 결론이다.

b1. 선한 목자의 운명(11:4-17)

폴 한슨은 이 부분을 소명설화로 부른다. 여기서 스가랴는 상징행위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련한 양 떼”를 먹이는 목자가 된다(7절). 그 양 떼는 악한 목자들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상태였다. 스가랴는 두 지팡이(“은총과 연합”)를 취하고 양 떼를 먹였다(목자가 되었다). 그는 목자로 일하는 동안 문제들을 만난다.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고(cf. 세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완전한 수로 셋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양 떼를 먹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언약을 상징하는 “은총”의 지팡이를 꺾는다(9-10절). 결국, 그는 목자 노릇을 그만두고 급료를 요구한다. 그는 은 삼십(마 26:15)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다(12-13절, 마 27:7, 10, cf. 은 삼십을 준 자들은 11절의 “가련한 무리”일 것이다. “토기장이”에게 던진 것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WBC 주석을 참고할 것).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제 관계를 상징하는 “연합” 지팡이도 꺾는다(14절, cf. 겔 37:16-28).

이렇게 스가랴는 “가련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지만 다른 목자들과 양 떼에게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된다. 오직 스가랴의 말을 지키던 몇몇 양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11절). 이제 스가랴는 한 번 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잡으라”(한글개역개정은 “뺏으라”로 오역했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15절). 하나님께서는 저주로써 악한 목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목자는 흩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않으며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이득만 노리는 목자이다(16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 떼를 버린 “쓸모없는” 목자를 향해 저주를 선언하신다(그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17절). 스가랴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한 목자, 내 종 다윗”(겔 34:24)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분위기는 어둡다. “선한 목자”는 결국, 죽임을 당한다(13:7).




II-2. 주님의 마지막 개입과 고통(12:1-14:21)

c2. 예루살렘에서의 환희(12:1-9)

9:1과 같이 “경고/신탁”[맛사]라는 말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위로 말씀하신다(1절). 때가 되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러 모일 것이다(cf. 계 20:8).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민족을 멸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유다 지도자들은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다(5-6절, 계 20:9). 그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약한 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8절).

12장의 언어는 종말론적이며 묵시적이다. 한슨은 포로 후기 시대의 초기에는 지방에 있던 유다 지파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다윗의 집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속에 신탁은 유다가 먼저 구원받으며 유다의 영광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7절).

b2. 찔린 자를 위한 애도(12:10-13:1)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루아흐]”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며(12:10) 그 애통을 대대적일 것이다(12:11-14). 10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요 19:37, 계 1:7, 행 2:36-37). 렉스 매이슨(Mason)은 이 구절이 성령의 중생사역과 그에 따른 회개를 강조한다고 말한다. 학자들은 그 찔린 자의 정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며 역사적 인물 중 누구를 지목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문의 “찔린 자”는 13:7의 “목자”와같이 메시아를 예표한다.

어떤 학자들은 “므깃도 골짜기”(12:11)에서의 통곡은 BC 609년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죽은 요시야를 위한 것을 생각한다. 스미드는 종말론적인 통곡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풍요의 신(하다드림몬)을 위해 울부짖는 것만큼 크고도 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13:1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3:9)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간구의 영”(12:10)으로 애통하며 회개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은 죄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47, cf. 행 2:38, 3:19).

d1. 가짜 지도자를 거부 함(13:2-6)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끊어 버리실 것이다(2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부모의 칼에 죽을 것이며 더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황홀경 가운데 입은 상처(왕상 18:28)도 숨기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b3. 살해 당한 목자는 흩어진 백성(13:7-9)

이 세 구절은 앞 부분(9:16, 10:2-3, 11:3-17)에 나왔던 목자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많은 학자는 이 본문을 11:17 뒤에 재배열할 것을 제안하며 여기에서 목자가 11:15의 “쓸모없는 목자”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7절의 목자는 “여호와의 목자, 여호와의 짝/동료”라고 말해진다는 점에서 그 목자는 분명히 메시아를 예표한다(마 26:31, 막 14:27).

한편으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그 심판의 결과 온 땅의 삼분의 이는 멸망하지만 나머지 삼분의 일은 제련된 은과 금같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될 것이다(9절). 9절이 보여주는 것같이 이어지는 구절도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고난 후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을 선언한다.

F. F. 브루스는 이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탁은 (12:10과 함께) 국가적 제의 중에서 “왕의 역할”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제의 행사 중에 왕이 얻어맞는 모습은 구약 신탁 중에서 몇 번 나온다(미 5:1, 사 50:6).

c3. 예루살렘의 대격변(14:1-15)

“이 단락의 언어는 야웨와 그의 원수들과의 싸움, 신의 출현, 승리 그리고 행진으로 축하하는 모습들이 반영되는 시온 축제에서 유래된, 주로 제의적인 언어들이다”(스미드). 마지막 날(“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함께 모여(12:3)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12:1-9과는 다르게 여기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그분이 서신 “감람산”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큰 골짜기를 이룰 것이다(4절, cf. 합 3:6, 미 1:3-4, 마 17:20).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모든 거룩한 자들”)은 그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5절). 5절의 마지막 문장은 승리의 환호성이다. “모든 거룩한 자들”은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키며 “너희”(한글개역개정에는 “주와”로 번역됨)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

6-11절은 14장 전체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6-7절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는 항상 빛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계 21:23), 해와 달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일 것이다(사 60:19-20).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사해와 지중해로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에스겔(47:1-10)은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사해를 치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세계 가운데 인정될 것이다(9절). 온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며 예루살렘은 높아지고, 그 가운데 다시는 전쟁(“진멸”[헤렘])이 없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11절, 호 2:18). “예루살렘이 높아진다”는 표현은 먼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 자폰을 신들의 처소로 표현한 우가릿의 자료에 나오는 “우주적인 산”이라는 주제를 상기시킨다(cf. 사 2:2, 미 4:1, 시 48:1-2).

12-15절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끔찍한 저주를 묘사한다. 그러나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cf. 사 60:6-9).

a1. 만유의 왕으로 경배 받으시는 주님(14:16-21)

14절에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라는 말씀에 연관하여 이제 이방 나라들의 남은 자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의 왕”(9절)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비를 내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며 벌을 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의 대표로서 언급되며(18-19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만물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제사장의 두건에 쓰인 글자-출 28:36)이라고 기록될 것이며 일반 백성들의 모든 솥까지도 성전의 성물(왕상 7:45)같이 될 것이다. 성전은 거룩해져서 다시는 “가나안 사람”(상인)이 있지 않을 것이다.

14장의 새 예루살렘에는 부정하고 정한 것 사이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없어 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저주받은 자로 나뉠 것이다.









말라기

성경 해설


말라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말라기는 열두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며 기독교 성경 배열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약속된 회복의 영광이 눈앞에 충만히 나타나지 않자, 제사장과 백성의 예배는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이 식어 갔다. 말라기는 냉소와 무관심에 빠진 공동체의 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려주며, 회개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도록 부르는 언약의 예언이다.




2. 책명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를 뜻한다. 이것이 3장 1절의 사자 주제와 연결된 직함이라는 견해와 에스라의 필명이라는 유대 전통도 있지만, 표제가 다른 소선지서처럼 예언을 전달한 인물을 소개하므로 실제 선지자의 고유 이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앤드류 E. 힐, 『학개·스가랴·말라기』).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의 생애가 나타나지 않지만, 알려진 정보의 부족이 말씀의 권위를 약화하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말라기 외에는 저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다. 성전과 제사장 직무가 운영되고 있었고 유다는 페르시아 총독의 통치를 받았으며,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제사장 부패·십일조 소홀·통혼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성전 완공 이후인 주전 500–430년 사이가 널리 제안되고, 에스라·느헤미야보다 앞선 시기 또는 그들과 가까운 때라는 견해가 가능하다(앤드류 E. 힐; 랄프 L. 스미스). 정확한 연대를 단정하기보다 포로 귀환의 첫 열정이 식고 공동체가 영적 권태에 빠진 시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은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유다는 페르시아의 작은 속주였고 풍요와 영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했다(1:2; 2:17).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렸고, 백성은 혼인 언약과 십일조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말했다. 말라기는 그들의 자기기만을 폭로하고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며, 임박한 주의 오심을 앞두고 예배와 가정과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촉구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앤드류 E. 힐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5은 첫 논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에게 야곱을 향한 선택의 사랑을 확인하고, 1:6–2:9은 둘째 논쟁으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그릇 가르친 제사장들을 기소한다. 2:10-16은 셋째 논쟁으로 언약 공동체와 혼인의 신실함을, 2:17–3:5은 넷째 논쟁으로 길을 준비할 사자와 성전에 임하실 주의 정결과 심판을 선포한다. 3:6-12은 다섯째 논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부르고, 3:13–4:3은 여섯째 논쟁으로 경외하는 자의 기념책과 여호와의 날을 제시한다. 4:4-6의 부기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말라기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선언하시며, 백성의 죄에도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다(1:2; 3:6). 이 선택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감상적 호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정결하게 하여 언약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외형보다 자신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과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신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쳐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야 했지만 오히려 편파적으로 가르쳐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2:5-9). 혼인도 개인적 감정에만 맡겨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언약이므로 배우자를 배신하고 폭력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2:10-16).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보다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언약의 아내를 버리는 불신실함이 문제다. 십일조 역시 하나님을 조종하여 부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성전 예배와 공동체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언약적 순종의 한 부분이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말라기는 레위와의 언약, 조상들과의 언약, 혼인 언약을 함께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제사장과 백성은 언약을 더럽혔고 외적 성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없었다. 장차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는 은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악을 심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3:1-5, 16-18).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에게 불 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와 기쁨의 날이다(4:1-3).




8. 그리스도와 복음

말라기 3:1은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실 ‘주’, 곧 ‘언약의 사자’를 구별하면서 연결한다. 신약은 첫 사자를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은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씀하셨다(마 11:10-14; 막 1:2-3; 눅 1:16-17). 요한이 준비한 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호와의 구원 방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성전에 임해 부패한 예배를 심판하고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재림 때 연단과 심판을 완성하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와 치료의 빛이 비친다(말 4:2).




9. 읽는 방법

말라기를 읽을 때는 백성의 반문을 따라가며 종교적 냉소가 예배·가르침·혼인·재물·공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야 한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인간적 변덕이나 민족적 증오로 읽지 말고 언약 역사 속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심판으로 이해해야 한다. 2:16의 히브리어는 매우 어려워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와 ‘아내를 미워하여 내보내는 자’ 등 번역이 갈린다. 중심은 남편이 언약의 아내를 배신하고 폭력으로 덮는 행위를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것이므로, 이 구절을 학대받는 배우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십일조 본문은 하나님께 일정 금액을 바치면 반드시 물질적 부를 돌려받는 거래 공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포로 이후 성전 공동체의 언약 의무와 레위인 및 공동체의 필요라는 문맥을 먼저 보고, 신약에서 정해진 비율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고 넉넉하게 나누는 원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약의 마지막도 계시가 실패한 막다른 골목으로 보지 말고,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준비할 사자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열린 약속으로 읽어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말라기 서론 및 본문 해설; 앤드류 E. 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랄프 L. 스미스, 『미가–말라기』; 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말라기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말라기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첫 번째 논쟁: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1:1-5)

(1) 표제(1:1)

‘경고’[맛사]는 특별한 형식의 예언 말씀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은 자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페르시아 시대에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켰다(겔 3:1, 스 2:2).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게 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생각나게 한다(겔 37:15-22).

* 말라기의 표제는 말라기가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밝히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짐을 정당화한다.

(2)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1:2-5)

말라기의 청중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 재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렸지만 그것을 볼 수 없었고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아하브]을 재확인해주신다. ‘야곱’을 사랑하신(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3:17)이다.

에서와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3-4절). 하나님은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사 34:5-17, 렘 49:7-22, 겔 25:12-14, 욜 3:19, 암 1:11-12, 옵, 애 4:21-22).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랍 부족들의 연합이 서서히 에돔 족속을 정복하여 주전 5세기 동안 어떤 시기에 에돔 족속을 대치했을 것이라고 본다.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셨으며 회복하실 것임을 암시한다.

‘만군의 여호와’는 말라기에 20번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 준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나라에서 인정될 것이다(5절, cf. 1:11, 14).

*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외적 증거로서 역사 속에서 에돔의 멸망을 보여주신다.




2. 두 번째 논쟁: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들에 대한 기소(1:6-2:9)

① 정죄된 경멸할만한 희생제사들(1:6-10)

제사장들에 대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분사형, 습관적 상태) 자들이라고 부르며,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인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호와는 창조주와 선택하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이시며 시내산 언약의 종주로서 주인이시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하며 그들에게 정죄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약 4천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지적은 첫 번째 논쟁과 연관하여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멸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멸시했다. 또한, 더러운(의식에 따라 부정한) 떡(빵)을 드려(분사형)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하고 묻는다(7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2절에서 명확하게 한다. 율법을 따라 흠있는 제물을 판단하고 금해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8절, cf. 신 15:21, 겔 22:26). “페르시아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자 비용을 절감하려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IVP배경주석)

그들이 총독에게 그런 제물들을 바친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 당연한 것처럼(8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은혜와 긍휼을 구할지라도 (그들 중 어떤 사람도)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9절). 제사장들의 중보자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10절). 하나님께서는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던 그 제사들도 받지 않으신다.

*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제물이기 이전에 그 사람(제사장)이었다. 외적 제사법을 어기는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다(그들은 제사를 번거롭게 여겼다-13절).

②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1:11-14)

이제 이스라엘(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곳’에서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으로(cf.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만(12절)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 민족들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두려움’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의 속성이다(신 28:58, 시 99:3).

12절에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것의 ‘열매’ 즉 그것의 음식은 경멸히 여겨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계속하여 제사장들의 죄는 반복되어 지적된다. 그들은 제사를 ‘성가시게’ 여기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온다(13절, cf. 8절).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속여 내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신다(14절). 저주는 가장 강력한 포고이다. 열 두 소선지서 중에서 오직 말라기만이 저주를 선언한다. 저주는 맹세를 깬 것과 관련이 있다(신 27:15-26).

* 말라기에 예견된 전 우주적 예배는 두 번째 논쟁의 중심주제를 형성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나 하나님은 ‘크신 왕’으로서(14절, cf. 시 47:2, 95:3) 온 민족들 가운데 예배를 받을 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복음)가 이스라엘을 너머 이방에 전달될 것임을 암시한다.

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에 대한 저주의 위협(2:1-3)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의지적인 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는 제사장들이 선언하는 복(민 6:24-27)이 도리어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저주를 받았다.

‘씨를 꾸짖는다’는 표현은 그들에 대한 형벌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일 수도 있고(cf. 2:4), ‘씨를 끊으신다’는 저주의 표현 일 수도 있다(cf. 칠십인역). ‘희생의 똥/찌꺼기’[페레쉬]는 도살당한 희생제물의 내장 혹은 쓸모없는 부분(특히 소화가 되지 않은 위의 내용물)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Levine). 찌꺼기는 본래 진밖에 재를 버리는 곳에 불태워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지꺼기를 처리하듯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처리하실 것이다. 아람어 탈굼역은 ‘내가 네 범죄의 부끄러움을 너희 얼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번역한다.

*제사장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다. 이 저주는 다음 절에 나타나는 ‘레위와 세운 언약’과 연관된다.

② 거짓 가르침으로 더렵혀진 여호와의 언약(2:4-9)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레위와의 언약’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언약을 부패시켰다/파괴시켰다(8절). ‘레위와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으며 레위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5절). 그러나 그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1:6). 레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했지만(6절), 제사장들은 반대로 많은 사람을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으로 ‘걸려넘어지게/죄를 짓게’ 하였다(8절). 그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율법 판결을 시행 할 때도 백성들의 ‘얼굴을 들지 않았다.’ 즉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여 “친절과 공평의 은혜를 보여주는 일을 태만히 했다”(앤드류 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9절).

레위 언약: 구약의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진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언약에 대한 암시들은 나타나며 이는 왕의 ‘하사언약’`과 비교될 수 있다.

출 32:26-29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레위의 아들들이 우상숭배자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반응에서.

민 25:11-13 바알브올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머물 때에 비느하스가 영웅적으로 행동한 후에.

신 33:8-11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시에서.

렘 33:20-21 레위 지파와의 언약에 대한 반성에서.

* 제자장들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의 모범이 되지 않는 행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깨뜨린 아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3장 3절은 그 회복의 암시를 보여 준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3. 세 번째 논쟁: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기소(2:10-16)

(1)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여호와의 언약(2:10-12)

10절은 1인칭(‘우리’) 사용함으로 의도적인 강한 교훈과 권고를 끌어낸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한 형제’이며 한 근원에서 나온 언약적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 신실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신실하지 않게 행했다[바가드]. 이는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하는 행위였다(10절). 신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세 번째 논쟁의 핵심이다(10, 11, 14, 15, 16절).

‘유다’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성소’[코데쉬]를 모독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와 동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11-12절). 말라기에서 정죄하는 것은 이방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아니라(모세와 십보라, 보아스와 룻의 예처럼) 이방여인과의 결혼을 통한 우상숭배와 “언약에 대한 불신실함”이다(신 7:3-4).

* 세 번째 논쟁은 이혼과 이방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이중적 메시지로 다룬다. 이방여인과의 결혼 문제는 곧 이혼을 당해야 했던 ‘여자’(한 ‘형제’[양성/공성])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이며(14-15절) 이는 결국,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최근 어떤 학자들은 ‘이방신의 딸’이 이방우상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성전’을 더럽힌다고 본다. C. C. 토레이는 이러한 해석의 흐름을 따라 이스라엘이 어려서 취한 아내 즉 언약종교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본다.)

(2) 이혼으로 더렵혀진 결혼언약(2:13-16)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봉헌물(소제/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고 눈물과 탄식으로 “어찌된 일인가?” 하였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어려서 맞이한 ‘언약의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의 증인이 되신다(14절, cf. 3:5).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16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15절, cf. 마 19:6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아내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15절은 말라기 전체 본문 중에서 ‘원문 손상과 비정상적인 문법의 결합에 의해’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 “남은 영이 그에게 있는데도 하나만 그가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영 안에서 조심하여 네 어렸을 때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허성갑, 직역성경) 그러나 NAB는 ‘나머지’[셰아르]를 ‘육체’[세에르]로 고쳐 읽어서 “육과 영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느냐?”로 번역한다.

* 그들이 삶(이혼, 학대)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 그들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쉽게 이혼과 (거주하는 이방여인과의) 재혼을 자행했다. “이혼을 비난하는 말라기의 언급은 결혼을 통하여 무역조합이나 사업연합에 가입하여 지역 상권에 접근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남자들 때문이었다”(앤드류 힐).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감에 따라 더 완고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따른다(2:17, 3:14-15).




4. 네 번째 논쟁: 여호와의 심판의 메신저(2:17-3:5)

(1) 도전받은 여호와의 정의(2:17)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피곤하게 만들면서도(cf. 사 43:24)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박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만드는 말은 ‘정의의[미쉬팟] 하나님’(사 30:18)에 대한 회의에 찬 말들이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 당장에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처럼 말한다. 또한, 아예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한다.

* 사람들의 회의에 찬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3:5)라는 것이다.

(2)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3:1-4)

“보라! 내가 ‘내 사자[말라기]’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동사 ‘보낼 것이다’의 분사형은 임박한 행동을 표현한다. 당시 사자(전령)는 왕의 행차를 알려서 왕이 오실 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사 40:3). “너희가 원하고 사모하는 ‘주’(=1:6) 곧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1절) ‘주가 임하시는 날’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2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제련하시고 깨끗케 하실 것이다. 그분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분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의로움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 될 것이다(3절).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옛날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제물을 기쁘게 받을 실 것이다(4절).

* ‘절망하는 의로운 유대인들’은 공의의 심판을 행할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의 임하심’은 그들이 원했던/생각했던 것과 다를 것이다(cf. 암 5:18). 이 예언은 세례 요한(내 사자)의 등장과 예수님(주, 언약의 사자)의 성육신으로 그 성취가 시작되었다(눅 2:21-40). 그러나 아직 그 예언은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그 예언은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3) 여호와의 심판(3:5)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직접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심판의 대상자들의 부류를 나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모든 악행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날에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속히 증언하실 것이다.

* 회의주의자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2:17)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임하실 것이며 최종적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회 정의를 다시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5. 다섯 번째 논쟁: 여호와를 예배할 것을 요(3:6-12)

(1) 회개의 요청(3:6-7)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정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 ‘야곱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맹세)은 영원할 것이다(시 111:5, 89:34). 그들은 소멸되지/멸망하지/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cf. 슥 1:3, 학 1:12-14)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라고 대꾸한다.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가정하고 빈정대는 말에 불과하다.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리이까?”(NLT)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한 잘못이 여호와께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언약 관계에서 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앤드류 힐)

(2) 온전한 십일조의 요청(3:8-12)

‘도둑질하다/속이다’는 표현이 네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 드리기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십일조와 봉헌물/예물[테루마]’는 십일조와 ‘십일조의 십일조’(민 18:26)를 가리킨다(앤드류 힐).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기에 저주를 받고 있다(9절).

‘온전한 십일조를 가져오라’는 명령은 7절의 ‘돌아오라’는 명령과 맥을 같이한다. 하나님의 경제적 문제가 누구의 탓인지를 분명히 하기 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다(10절).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이 신실함이 없어서라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기회를 회복된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이다”(앤드류 힐). 농업의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풍성함을 강조한다. 그때에 모든 이방 나라조차 그 복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12절, cf. 1:11, 14).

* 십일조에 대한 백성의 불순종의 배경에는 그들의 영적 무기력(불신앙)과 그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인 압박이 깔려있다(신전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통치 때 중단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가 하나님의 탓이라고 가정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다. 십일조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형식적 율법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이것은 말라기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6. 여섯 번째 논쟁: 여호와의 날(3:13-4:3)

(1) 도전받은 여호와에대한 순종(3:13-15)

이스라엘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은 14-15절에 인용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명령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유익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도리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된다’고 비아냥거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치 ‘감히 하나님께 자신들을 벌 해보라고 하는 자’(NLT)와 같다. 그런 자들이 화를 면한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 그들의 대적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의인에게 보상이 없고 악인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3:1).

(2) 정당함이 입증된 여호와에대한 순종(3:16-18)

회의주의자들의 대적하는 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경건한 말들을 주목하여 들으시며 그들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실 것/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미래(그 정하신 날)를 바라보게 한다. 그 날은 의인에게 풍성한 보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현실)과는 달리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18절).

(3) 여호와의 날-심판과 변호(4:1-3[맛소라본문 3:19-21])

‘용광로 불같은 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다. 불은 상징적으로 정화를 나타내기도 하며(3:2-4)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을 살라 ‘뿌리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료(cf. 계 22:2)로 보상하실 것이다. ‘의로움의 태양’은 고대 근동의 태양신이 정의의 신으로 불린 것을 반영한다. 또한, 당시는 태양을 날개 달린 원으로 묘사했다(“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그 때(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에 그들은 악인을 밟을 것이다(3절, cf. 롬 16:20).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와 보복(정의의 실현)을 허락하실 것이다.

* ‘정하신 그 날’에 있을 심판과 보상을 명쾌하게 보여 준다. 이는 ‘정의의 하나님’의 답변이다.




7. 부기(4:4-6)

(1) 모세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함(4:4[맛소라본문 3:22])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법령과 조례)을 기억하라.” 단순히 순종하라는 명령을 너머서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앤드류 힐).

(2) 엘리야와 여호와의 날(4:5-6[맛소라본문 3:23-34])

“보라!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3장 1절과 같은 패턴이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였음을 말씀하신다(마 17:12).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 엘리야의 활동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두려운 저주로부터 피하도록 그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후기는 히브리어 성경인 율법과 선지자가 권위와 안내의 근원이요. 유대인의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인임을 확증하는 일종의 신앙고백을 구성한다”(앤드류 힐).







신약





복음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은 신약의 문을 여는 네 복음서다. 네 책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네 증언자의 관점에서 선포한다. 마태·마가·누가는 내용과 배열이 많이 겹쳐 ‘함께 본다’는 뜻의 공관복음이라 불리고, 요한복음은 표적과 긴 담화 및 예수님의 신성을 독특하게 강조한다. 복음서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왕을 증언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설명할 복음 사건의 역사적 토대를 놓는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복음서는 현대식 전기나 모든 날짜를 빠짐없이 기록한 연대기는 아니지만 실제 역사 속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신학적 전기다. 저자들은 목격자와 신뢰할 만한 전승을 조사하고, 목적에 따라 사건을 선택·요약·배열하면서도 사실을 창작하지 않았다(눅 1:1-4; 요 19:35; 20:30-31). 초기 교회가 붙인 ‘마태·마가·누가·요한에 따른 복음’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복음과 네 정경적 증언을 함께 나타낸다. 자료·양식·편집 비평은 문학적 관계와 저자의 강조를 관찰하는 제한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적과 부활의 역사성을 미리 배제하거나 초대교회가 예수 전승을 자유롭게 창작했다는 전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카슨·무,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 「공관복음」).




3. 전체 흐름

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준비와 예수님의 공적 사역,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권능,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을 향한 길, 수난과 십자가, 빈 무덤과 부활 증언으로 모인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을 성취하는 메시아 왕과 새 모세로 제시하며 다섯 강화와 대위임령을 강조한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고난받는 종의 길,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를 빠르게 전개한다.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잃은 자를 찾는 구원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부각한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말씀, 일곱 표적과 ‘나는 …이다’ 선언, 아버지와 아들, 보혜사 성령과 영생을 깊이 증언한다.




4. 핵심 신학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병 고침과 귀신 축출, 죄 사함과 식탁 교제는 왕의 통치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음을 보이며, 비유와 제자도 말씀은 그 나라의 성격과 백성의 삶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과 인자, 선한 목자와 주님이시다. 제자들은 은혜로 부름받지만 반복해서 오해하고 실패하며, 참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의 모범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고 몸으로 부활하신 구원 사건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유월절의 새 언약을 자기 피로 세우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죽으신다(막 10:45; 눅 22:20; 요 1:29).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아들이심과 왕권을 드러내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 말씀과 세례와 증언으로 사람을 삼게 하며 성령을 약속하신다.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순종·대속적 죽음·몸의 부활·승천과 다시 오심에 관한 역사적이고 구원하는 소식이다.




6. 읽는 방법

각 복음서의 고유한 배열과 강조를 먼저 존중한 뒤 네 증언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차이를 성급히 모순으로 만들거나 네 책을 하나의 ‘합성 복음서’로 섞어 각 저자의 논지를 지우지 않는다. 예수님의 비유를 모든 세부에 숨은 뜻을 붙이는 알레고리로 만들지 말고, 기적을 윤리적 상징으로만 약화하거나 번영과 건강의 자동 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산상수훈과 제자도 명령을 은혜 없는 새 율법으로 읽지 않으면서도 값싼 은혜로 순종의 요구를 지워서는 안 된다. 수난과 부활을 결말에 덧붙은 교리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7.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복음서 관련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 및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및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신약의 복음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마태복음

성경 해설


마태복음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마태복음은 신약 정경의 첫 책이자 네 복음서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 왕이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 구약과 신약 사이를 잇는 족보와 성취 인용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행적, 배척과 십자가, 부활과 모든 민족을 향한 명령을 하나의 이야기로 전한다. 단순한 전기나 교훈집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사도적 복음 증언이며, 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책이다.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마태에 따른 복음’이라고 불렀다. ‘복음’은 예수님이 남기신 종교적 충고가 아니라, 약속된 왕이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마태에 따른’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복음이 네 개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의 증언과 신학적 배열을 통해 전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표제에 쓰지 않지만, 모든 현존 고대 사본의 표제와 초기 교회의 일관된 전승은 이 복음서를 마태와 연결한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마태복음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3. 저자와 기록 연대

교회의 오랜 전승은 저자를 열두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인 마태로 보아 왔다(9:9; 10:3). 본문이 저자를 직접 지명하지 않으므로 전승을 수학적 확실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도와 무관한 익명 공동체의 산물이었다면 초대교회가 비교적 덜 두드러진 마태의 이름을 일관되게 붙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가복음과 공유하는 자료와 문구는 사도적 저작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목격자가 다른 신뢰할 만한 복음 전승을 사용할 수 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여러 견해가 있으나, 본 해설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인 주후 68–70년경을 가능성 있는 범위로 본다. 22:7과 24장의 말씀을 성전 멸망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예언처럼 취급하여 늦은 연대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장래의 심판을 참되게 예언하실 수 있다(R. T. 프랑스, 『마태복음』; D. A. 카슨, 『마태복음』).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마태는 구약과 유대 관습을 잘 아는 독자들을 전제하면서도 아람어 표현을 설명하고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강조한다. 수리아 안디옥 같은 혼합 공동체가 기록 장소로 자주 제안되지만 확정할 수 없다. 첫 독자들은 회당과 유대 지도층의 반대, 로마 세계의 압력,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율법의 관계, 이방인의 유입이라는 문제를 마주했다. 마태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임을 확증하는 데 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준비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D. A. 카슨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2장은 메시아의 족보와 탄생, 유년기를 통해 예수님의 기원과 정체성을 소개한다. 3:1–7:29은 사역 준비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는 산상수훈, 8:1–11:1은 왕의 권능을 드러내는 기적과 열두 제자를 보내는 선교 강화, 11:2–13:53은 다양한 반응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연결한다. 13:54–19:2은 배척 속에서 제자들의 고백과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고, 19:3–26:2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과 성전 논쟁, 종말 강화를 통해 왕의 심판과 재림을 준비한다. 26:3–28:20은 수난과 죽음, 부활과 대위임령을 기록한다. 다섯 강화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문구로 구분되며, 말씀과 행적이 서로 해석하여 왕의 권위와 제자도의 삶을 함께 보여 준다(D. A. 카슨, 『마태복음』 서론).




6. 핵심 주제와 신학

마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온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왕적 통치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죄를 용서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드러내지만, 의인과 악인의 최종 분리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은 재림 때 완성된다(4:17; 12:28; 13장; 25장).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은 현재의 교회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거나, 나라를 내세의 소망으로만 미루는 두 오류를 막는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보다 크신 왕, 모세보다 권위 있게 율법의 참뜻을 밝히는 아들, 성전보다 크신 임마누엘이다.

율법과 의도 중요한 주제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으며, 산상수훈은 외적 규칙을 넘어 살인과 간음의 뿌리인 마음의 욕망, 원수 사랑, 은밀한 경건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5:17-48). 이 더 나은 의는 행위로 칭의를 얻는 길이 아니라, 왕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제자의 열매다. 마태는 ‘교회’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며 권징·용서·섬김과 작은 자 보호를 가르친다(16:18; 18장).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서 죄인을 회복하고 복음을 섬기는 권위이지 지도자의 자기 높임이나 통제의 허가가 아니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첫 구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창세기의 열방을 향한 복과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왕권을 예수님 안에 모은다(1:1).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몸소 되짚어 애굽에서 나오고, 물을 통과하며, 광야에서 시험받고, 산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다. 열두 제자를 세우신 일은 언약 백성의 갱신을 나타내고,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과 동방 박사 같은 이방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으로 향함을 미리 보여 준다. 포도원과 혼인 잔치 비유는 혈통적 특권이 불신앙을 보호하지 못함을 경고하지만, 이를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미워하거나 교회가 교만하게 대체했다는 반유대주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한 메시아 안에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언약의 복에 참여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마태가 선포하는 복음은 이름 자체에 압축되어 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밝힌다(1:21-23). 왕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내어 주며, 마지막 식탁에서 자신의 피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선언한다(20:28; 26:28).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듯 죽으신 유대인의 왕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도덕적 가르침만도 정치적 왕국 건설도 아니다. 대속의 죽음과 실제 부활로 죄인을 용서하고 임마누엘의 임재 안에 모아,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왕의 모든 말씀을 배우며 열방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소식이다(28:18-20).




9. 읽는 방법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의 높은 윤리만 모은 책으로 읽거나, 반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칭의와 무관한 부록처럼 약화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에 근거하지만,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자비와 정의와 신실함으로 나타난다(7:15-27; 23:23). 행위에 따른 심판 본문은 공로로 구원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이 삶에서 드러남을 말한다. 기적은 번영과 치유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메시아의 긍휼과 왕권,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나타내는 표적이며, 제자에게는 십자가와 고난과 끝까지 견디는 믿음도 함께 요구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을 유대인 전체에 대한 정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며 논쟁은 이스라엘 내부의 언약적·예언자적 책망이다. 27:25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도 모든 시대 유대인에게 집단 죄책을 전가하거나 박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24장의 성전 멸망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현대 사건표에 성급히 대입하지 말고, 가까운 예루살렘 심판과 최종적 인자의 오심이 겹쳐 보이는 예언적 시야를 구분해야 한다. 날짜 계산보다 깨어 충성하는 제자도의 요구가 중심이다.

<특별 주제: 마태복음의 구약 성취 방식>

마태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공식은 언제나 구약의 한 문장이 미래 사건을 직접 예고했다는 단일 방식만 뜻하지 않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직접적 약속,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 같은 메시아 예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역사와 라헬의 통곡, 나사렛이라는 주제처럼 이전의 인물·사건·유형과 성경 전체의 흐름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마 1:22-23; 2:5-6, 15, 17-18, 23; R. T. 프랑스, 『마태복음』). ‘성취’는 원래 문맥을 폐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약속에 심어 두신 방향과 의미를 메시아 안에서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구약 인용을 문맥 없는 암호나 우연한 문구 일치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마태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구약을 왜곡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먼저 인용된 구약 본문의 역사적 의미와 정경적 발전을 살피고, 마태가 예수님의 사건에서 어떤 반복·대조·완성을 보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수님은 구약을 버리는 새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목표이며, 성경의 여러 약속과 유형을 자신의 삶·죽음·부활 안에서 권위 있게 완성하시는 분이다(D. A. 카슨, 『마태복음』;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중심 해석학』).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마태복음 서론 및 본문 해설; D. A. 카슨, 『마태복음』; R. T. 프랑스, 『마태복음』;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마태복음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마태복음 서론;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중심 해석학』을 참고하였다.






1.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탄생 (1:1–2:23)

1.1 예수의 족보 (1:1–17)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신분을 압축하여 보여 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창 12:3),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삼하 7:12–16).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고, 다윗에게 약속된 왕권을 완성하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직무를 맡을 때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마태복음의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가리킨다.

마태의 족보는 단순히 육체적 혈통을 빠짐없이 기록한 명단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조의 합법적인 계승자임을 보여 주도록 구성된 왕적 계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목적과 배열이 다르다. 고대의 족보에서 “낳았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아들뿐 아니라 후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마태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과 같은 몇몇 왕을 생략한 것은 실수나 역사 왜곡이 아니다. 족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배열하기 위해 여러 세대를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생략된 왕들이 모두 악한 왕이었던 것도 아니며, 기록된 왕들 가운데도 악한 왕들이 있으므로 도덕적 평가에 따라 이름을 제외했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Carson, Matt. 1:2–16).

족보는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왕국을 향해 올라가는 시기이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는 왕국이 무너지는 시기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약속된 왕을 기다리는 시기다. 마태는 각 시기를 열네 대로 정리한다. 히브리어에서 다윗의 이름에 해당하는 글자의 숫자값을 합하면 열넷이 된다는 점도 이 배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열넷이라는 숫자에 숨은 뜻을 지나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의 중심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다(Carson, Matt. 1:17; France, Matt. 1:17).

족보의 흐름은 16절에서 갑자기 달라진다. 앞에서는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요셉에 이르러서는 그를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요셉의 육체적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 줌으로써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 왕가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 왕권의 정당한 계승자이면서, 그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루어졌다.

마태는 당시 족보에서 흔히 생략되던 여성들도 기록한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와 마리아가 그들이다. 사라, 리브가, 레아와 라헬 같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족장들이 아니라 뜻밖의 여성들이 선택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이 있고, 성적인 수치나 불규칙한 결혼 상황과 연결된 사람들도 있다. 이 사실을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계보가 인간의 자랑이나 민족적 순수성을 내세우는 명단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역사도 자신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을 이방인에게까지 넓히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로 무너진 인간의 역사 속에 참사람으로 들어오셨다(Carson, Matt. 1:3–6; France, Matt. 1:3–6).

이 족보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그 역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 왕국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듯한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이끄셨다.

1.2 예수의 탄생 (1:18–25)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시선에서 전한다.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살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파괴하지 않으려 한 그의 태도에서 의로움과 자비가 함께 나타난다.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나 특별한 종교 지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한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마태는 그 의미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많은 사람은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하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죄다.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9:13),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며(20:28), 죄 사함을 위해 피를 흘리신다(26:28). 예수님의 왕권은 죄인을 구원하는 왕권이다(Carson, Matt. 1:21).

마태는 이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라고 말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본래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키신다는 표징으로 주어졌지만, 마태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가장 깊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출 29:45–46). 이제 그 약속이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 주는 분일 뿐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Carson, Matt. 1:22–23; France, Matt. 1:22–23).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세 이름은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 준다. 그분은 약속된 왕이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왕과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 그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약속대로 진행되었다.

1.3 동방 박사들의 방문 (2:1–12)

예수님은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헤롯은 로마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2장은 이 두 왕의 대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 또는 지혜자들이었다. 성경은 그들의 수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세 명의 왕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는 전통을 본문의 내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먼 길을 왔다.

그들의 질문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기뻐하지 않고 불안해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제시했다. 마태는 메시아의 출생지를 말하는 미가 5장 2절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사무엘하 5장 2절의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며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목자 왕이시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답을 알고 있었지만 왕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 반대로 성경과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성경 지식이 그 자체로 믿음은 아니다.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왕이신 예수께로 이끌어야 한다(Carson, Matt. 2:1–12; France, Matt. 2:1–12).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각각 지나치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것들은 귀하고 값진 예물이며, 박사들이 예수님을 존귀한 왕으로 인정했음을 보여 준다. 이 장면은 복음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미리 보여 주기도 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으실 왕이시다.

1.4 이집트 피난 (2:13–15)

박사들이 떠난 뒤 주의 천사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명한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밤에 가족을 데리고 떠난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탄생 직후부터 피난민이 되어 타국으로 도망해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

마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 설명한다. 호세아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출애굽을 회상한다. 마태는 그 말씀을 단순한 미래 예언처럼 다루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몸소 되풀이하며 완성하신다는 뜻으로 읽는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참된 아들로 순종하실 것이다(Carson, Matt. 2:15; France, Matt. 2:15).

1.5 베들레헴 유아 학살 (2:16–18)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은 크게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두 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신하까지 죽였던 잔혹한 통치자였다. 베들레헴의 학살은 왕권에 대한 그의 병적인 집착과 잘 어울리는 행동이다.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다.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며 겪은 슬픔을 묘사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문맥은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곧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렘 31:16–17). 마태는 베들레헴의 실제 비극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포로의 슬픔 뒤에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 준다(Carson, Matt. 2:17–18; France, Matt. 2:17–18).

하나님의 주권은 악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부르거나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헤롯의 악에 책임이 없으시지만, 헤롯의 폭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고통과 무관한 안전한 왕이 아니라, 곧 자신도 악한 권력에 배척받고 죽임당하실 고난의 왕이시다.

1.6 나사렛으로 돌아오심 (2:19–23)

헤롯이 죽은 뒤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한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말을 들은 요셉은 두려워한다. 아켈라오는 통치를 시작할 무렵 유월절 소요를 잔혹하게 진압하여 약 삼천 명을 죽인 인물로 알려졌으며, 마침내 로마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유대를 피해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서 산다.

이 이동은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진 이유를 설명한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예언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당시의 인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마태는 이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연결한다. 구약에는 이 문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한 구절이 없다. 마태가 “선지자”를 복수로 말한 것은 특정한 한 구절보다 여러 선지자가 함께 보여 준 메시아의 모습을 요약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곳이 아니었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에는 멸시의 뉘앙스가 담길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으리라는 선지자들의 전체적인 증언과 연결된다(Carson, Matt. 2:23; France, Matt. 2:23).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길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스라엘을 거쳐 나사렛으로 이어진다. 겉으로 보면 헤롯의 위협과 정치적 상황이 그 길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셨다고 증언한다. 왕의 권세는 아직 감추어져 있고 그 가족은 계속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낮아지고 고난받으신 왕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다.




2. 하늘나라의 복음 (3:1–7:29)


2A. 기사: 세례 요한과 공생애 초기의 예수 (3:1–4:25)

세례 요한의 사역 (3:1–12)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다. “천국”은 장소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다. 마태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던 유대적 언어 습관과 잘 어울린다. 하나님의 약속된 통치가 가까이 왔으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Carson, Matt. 3:1–2; France, Matt. 3:1–2).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사야 40장 3절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선포한다. 이사야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포로 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말씀이다. 마태가 이 말씀을 요한과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요한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 낙타털 옷과 단순한 음식은 엘리야 같은 구약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왕하 1:8). 요한이 에세네파와 같은 특정 종파에 속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본문도 그 문제를 설명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보냄 받아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다(Carson, Matt. 3:3–4; France, Matt. 3:3–4).

요한의 세례는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겠다는 공개적인 표시였다. 그러나 물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참된 회개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받는 자리로 왔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했다. 회개는 후회나 종교 의식에 그치지 않고 생각과 방향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자신보다 훨씬 크다고 증언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기서 성령은 메시아가 주시는 새 시대의 생명과 정결을 가리킨다. “불”의 뜻에 대해서는 정결과 심판을 함께 생각하는 견해도 있지만, 바로 앞뒤에 도끼와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므로 특히 심판의 의미가 두드러져 보인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심판자이시다(Carson, Matt. 3:11–12; France, Matt. 3:11–12).

예수께서 세례받으심 (3:13–17)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요한도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주저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죄인들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길을 공적으로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보여 준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 선언에는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2편 7절과,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이사야 42장 1절이 함께 울려 퍼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적 아들이면서 성령을 받고 고난의 길로 순종할 여호와의 종이시다. 이 선언은 변화산에서 다시 들리며, 그때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더해진다(17:5; Carson, Matt. 3:17; France, Matt. 3:17).

예수께서 시험받으심 (4:1–11)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신 뒤 마귀에게 시험받으셨다. 이 장면은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순종하셨다. 또한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첫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기적 자체보다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필요를 해결하라는 유혹에 있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셨다. 참된 생명은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

둘째 시험에서 마귀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라는 시편 91편 11–12절을 인용하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호의 약속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바꾸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믿음은 무모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증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신뢰하며 걷는 것이다.

셋째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 왕권을 얻으라는 유혹이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선언하셨다. 뒤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다(16:23).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버리고 권력과 영광을 얻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불순종이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시험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 동시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으셨기에 시험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도록 유혹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Carson, Matt. 4:1–11; France, Matt. 4:1–11).

사역의 시작 (4:12–17)

세례 요한이 잡힌 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가버나움에 머무셨다. 마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이사야 9장 1–2절을 인용한다. 과거에 침략과 수치를 먼저 겪었던 북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빛이 먼저 비치기 시작했다. 이사야 9장 뒤에는 한 아기가 태어나 다윗의 왕좌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도 이어진다(사 9:6–7). 따라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는 다윗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도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지만, 이제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Carson, Matt. 4:12–17; France, Matt. 4:12–17).

첫 제자들을 부르심 (4:18–22)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단지 가르침을 배우라는 초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왕의 부르심이다. 네 사람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뒤로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제자가 같은 방식으로 직업과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다른 모든 관계와 소유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제자는 자기 힘으로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의해 빚어지는 사람이다. 그들이 받은 부르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다른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이 함께 들어 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 (4:23–25)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셨다. 가르침과 복음 선포와 치유는 서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밝히고, 치유는 그 나라의 회복 능력이 이미 세상에 들어왔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완전한 회복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의 치유는 그 미래를 미리 보여 주는 표지다.




2B. 제1강화: 산상수훈 (5:1–7:29)

2B.1 산상수훈의 배경 (5:1–2)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며, 제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산이라는 배경은 모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새 모세로만 설명하기에는 그분의 권위가 더 크다. 예수님은 다른 권위에 기대어 말하는 율법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말씀하신다.

팔복 (5:3–10)

팔복은 여덟 종류의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복을 얻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참으로 복된지를 왕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다. “복이 있다”는 선언 방식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시편 1편 1절과 같은 구약 지혜문학의 언어를 잇는다. 그러나 팔복의 배경에는 이사야 61장 1–3절도 특별히 중요하다. 그곳에서 기름부음 받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시대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신다. 각 복에는 현재와 미래가 함께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Carson, Matt. 5:3–10; France, Matt. 5:3–10).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빈곤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도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살리신다고 말한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사회적 억압 때문에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많다(시 37:14; 40:17; 69:32–33; 사 61:1). 따라서 물질적 가난의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 자체가 자동으로 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속한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와 세상의 불의와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고백한다(시 119:136). 에스겔 9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이 애통에는 개인적인 회개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상태를 향한 슬픔도 포함된다. 이사야 40장 1절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약속과 이사야 61장 2–3절의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선언에서 울려 퍼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그들은 지금도 복음 안에서 그 위로를 맛본다.

“온유한 자”는 약하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힘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복수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절제와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화로 즐거워할 것”이라는 시편 37장 11절을 직접 이어받는다. 같은 시편은 악을 행하는 자가 잠시 번성하더라도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가르친다(시 37:1–9). 세상은 공격적인 힘이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유한 자들이 마침내 새롭게 된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Carson, Matt. 5:5).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다. 시편 42편 2절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노래하고, 시편 63편 1절은 물이 없어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찾는 모습을 그린다. 아모스 8장 11절은 가장 심각한 기근이 양식의 부족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의는 개인의 올바른 삶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처럼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 갈망은 마지막 날에 온전히 채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와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셨다(Carson, Matt. 5:6; France, Matt. 5:6).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시편 18편 25절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노래하며, 시편 41편 1절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한다. 긍휼에는 고통받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함께 포함된다. 그러나 인간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다른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마지막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Carson, Matt. 5:7).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모습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충성이 나뉘지 않은 사람이다. 시편 24편 3–4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부른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 함께 언급된 것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동기를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청결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이며,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가다가 마침내 그분을 온전히 뵙게 될 것이다(Carson, Matt. 5:8; France, Matt. 5:8).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이사야 9장 6–7절은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며 그의 나라에 끝없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사야 52장 7절은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알리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전하는 소식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의 평화는 단지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로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상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인 화해를 이루며 그분을 따른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Carson, Matt. 5:9).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단순히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 때문에 배척받는 사람이다. 이사야 51장 7절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백성에게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역대하 36장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들을 욕보였다고 기록한다. 따라서 의로운 삶이 언제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인정은 잃을 수 있지만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첫째 복과 마지막 복에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은 여덟 복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모습을 함께 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Carson, Matt. 5:10; France, Matt. 5:10).

예수로 인한 박해와 복 (5:11–12)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들”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너희”로 말씀을 바꾸신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거짓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옛 선지자들도 같은 길을 걸었다. 제자들은 고난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준비된 상급과 자신이 예수께 속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 (5:13–16)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다. 소금의 여러 고대 용도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문맥의 중심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진다는 경고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구별된 성품을 잃으면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빛은 감추기 위해 켜지지 않는다. 제자들의 선한 행실은 자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전시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증언이어야 한다.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 5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말하고, 6장은 자신이 칭찬받으려는 동기를 경고한다.

예수와 구약의 성취 (5:17–20)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다. “성취한다”는 말에는 구약이 가리키던 목적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수정하지 않으신다. 구약을 완성으로 이끄시고 그 참뜻을 밝히신다(Carson, Matt. 5:17–20; France, Matt. 5:17–20).

제자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이것은 더 많은 규칙을 지켜 점수를 높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외적 규칙과 인간의 전통으로 축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데 있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다.

분노와 화해 (5:21–26)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 해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분노와 멸시와 모욕도 이웃을 파괴한다. 모든 분노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높이며 형제를 깎아내리는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깨어진 관계를 기억한다면 가능한 한 먼저 화해해야 한다.

간음과 순결 (5:27–30)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몸의 행동뿐 아니라 욕망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다룬다. 예수님은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죄를 단호하게 다루라고 명하신다. 신체를 실제로 훼손하라는 뜻은 아니다. 죄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필요하다면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며 싸우라는 과장된 표현이다. 문제의 뿌리는 눈이나 손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혼과 재혼 (5:31–32)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쉽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법적 절차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하신다. “음행”에 해당하는 예외 조항의 정확한 범위에는 여러 견해가 있으므로 이 두 절만으로 모든 복잡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배우자를 버리는 태도를 예수님이 거부하신다는 점은 분명하다.

맹세와 진실함 (5:33–37)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맹세는 덜 구속력이 있다고 구분했다. 예수님은 그런 교묘한 구분을 없애고 평소의 말이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예”는 예가 되고 “아니요”는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 맹세의 형식을 이용해 거짓을 숨기지 말고 삶 전체로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

개인적 복수와 자기희생 (5:38–42)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구약의 규정은 사적인 복수를 장려한 말이 아니라 형벌이 지나치지 않도록 제한한 재판 원칙이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개인적 보복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하신다. 뺨, 속옷, 강제 노역의 예는 모든 불의를 수동적으로 허용하라는 단순한 규칙이라기보다,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악으로 되갚지 말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라는 도전이다.

원수 사랑 (5:43–47)

구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명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복수보다 선을 행하라는 뜻이다.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5:48)

“온전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즉시 아무 죄도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문맥에서는 특히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으라는 요구다.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을 낮출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의롭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구하며 하늘 아버지를 닮아 가야 한다.

2B.4 종교적 위선에 대한 경고 (6:1–18)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으려는 동기다. 사람의 인정을 목적으로 행하면 이미 사람에게서 받을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반대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로 돕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선함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 역시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이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서의 보호를 구한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필요가 분리되지 않지만, 기도의 중심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같이”라는 간구는 용서로 구원을 산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이해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금식도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 슬픈 표정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지 말고 평소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존재와 갚으심을 실제로 믿는가 하는 것이다.

2B.5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 (6:19–24)

땅의 보물은 좀과 녹과 도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을 금지하는 말이 아니다. 재물을 인생의 안전과 만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은 앞뒤의 재물 문맥과 연결된다. “성한 눈”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또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눈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쁜 눈”은 탐욕스럽고 인색한 눈을 가리킬 수 있다. 어느 의미를 강조하든, 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람의 내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요점은 같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돈은 유용한 도구지만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와 충성을 빼앗는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선택과 소망을 지배하는지를 물으신다.

2B.6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6:25–34)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일하거나 계획하거나 저축하는 모든 일을 금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염려는 필요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해 마음이 사로잡히는 상태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피조물도 돌보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필요를 아신다. 염려한다고 생명을 늘릴 수 없으며, 내일의 문제를 오늘 미리 짊어질 필요도 없다.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구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현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지만, 필요와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

2B.7 이웃을 대하는 삶 (7:1–12)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금지하지 않는다. 바로 뒤에서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는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위선적인 판단이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려면 먼저 자기 눈의 들보를 보아야 한다.

동시에 제자는 분별 없이 행동해서도 안 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귀한 진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무모하게 내맡기지 말라는 경고다. 누구를 “개와 돼지”로 단정하라는 허락이 아니라, 가르침에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하신다. 문맥상 이것은 어떤 욕망이든 끈질기게 요구하면 받는다는 약속이 아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구하라는 격려다. 악한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신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행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다. 해를 끼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선을 행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요약한다고 말씀하신다.

2B.8 결론: 말씀을 듣고 행하라 (7:13–27)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것은 아니다. 좁은 문은 어려운 종교적 공로를 쌓는 길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이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므로 겉모습이나 말만으로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나무가 열매로 드러나듯 사람의 가르침과 삶이 맺는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한 번의 실수나 약점만으로 사람을 나쁜 나무라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계속되는 삶의 방향과 가르침의 결과는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 준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주장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의 생명을 드러내듯,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받은 결과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으면서 말과 종교 활동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신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두 집 모두 폭풍을 만나지만 결과는 다르다. 마지막 심판을 견디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나타난다.

2B.9 중간 결론: 예수의 권위 (7:28–29)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처럼 다른 교사의 권위를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질문은 단지 우리가 이 교훈에 동의하는가가 아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과 입법자와 심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3. 예수의 권위 아래 확장되는 하늘나라 (8:1–11:1)


3A. 기사: 기적들과 열두 제자의 임명 (8:1–10:4)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 (8:1–4)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겼다. 예수님은 율법상 부정한 그를 손으로 만지며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셨다. 접촉으로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는 권능이 그의 부정을 제거했다. 구약에서 나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여겨졌다(왕하 5:7).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권위로 행하신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다(레 14장). 이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의 회복을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하신 것이다. 알리지 말라는 명령의 정확한 이유는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잘못된 정치적 기대나 피상적인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는 점과 연결된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8:5–13)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었다. 그는 예수님이 집에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는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다.

예수님은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구약의 소망과 연결된다(사 25:6–9). 반면 혈통만 의지하고 왕을 믿지 않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준은 민족적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다.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치심 (8:14–17)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 열병을 고치셨고, 저녁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셨다. 마태는 이를 이사야 53장 4절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는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한다. 이사야 53장의 종은 자기 백성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멀리서 제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담당하러 오셨음을 보여 준다. 이 성취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다(Carson, Matt. 8:16–17; France, Matt. 8:16–17).

3A.2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각오 (8:18–22)

한 서기관이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인자에게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성공과 안정을 보장받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거절받은 왕을 따르는 길이다. 다른 제자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즉시 따르라고 요구하셨다. 이 말이 정상적인 장례 의무를 무시하라는 것인지, 장기간 가족 곁에 머물겠다는 지연을 거절한 것인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분명한 핵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3A.3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 (8:23–27)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두려워한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구약에서 거친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07편 28–29절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다고 노래한다. 제자들의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기적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다.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 (8:28–34)

귀신들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정해진 심판의 때가 있음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 떼에게도 들어갈 수 없었다. 축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 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보다 잃어버린 재산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요청했다. 바다와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만 사람은 왕을 거부할 수 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심 (9:1–8)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다. 서기관들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켜 걸어가게 함으로써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보이셨다. “인자”는 사람의 연약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니엘 7장 13–14절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하늘의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육체의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선물은 죄의 용서다.

3A.5 마태를 부르심 (9:9)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 세리는 로마 권력에 협력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여겨져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멸시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신분에 막히지 않는다. 마태의 믿음은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났다.

3A.6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9:10–13)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를 비난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호세아 6장 6절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호세아 시대의 백성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자비를 버렸다. 예수님은 제사를 무가치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으로 자비 없는 삶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하신다. 그분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을 위해 오셨다.

3A.7 금식 논쟁 (9:14–17)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혼인 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구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한다(사 54:5; 호 2:19–20).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 시대의 기쁨이 자신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새 천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를 기존 종교 관행에 조금 덧붙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 (9:18–26)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율법상 지속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레 15:25–27). 그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라 믿었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격려하셨다. 믿음이 독립된 치유 능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통로였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도 잡으셨다. 시체 접촉은 부정을 가져왔지만(민 19:11), 예수님은 부정과 죽음에 지배되지 않고 소녀를 일으키셨다. 피 흘리는 여인과 죽은 소녀를 만지신 예수님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이시다.

두 맹인과 말 못 하는 사람을 고치심 (9:27–34)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자비를 구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눈을 열어 주셨다. 시편 146편 8절은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신다고 노래하고, 이사야 35장 5–6절은 구원의 때에 맹인의 눈과 말 못 하는 자의 혀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어 귀신 들려 말 못 하던 사람도 말하게 되었다. 무리는 놀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고 비방했다. 같은 기적 앞에서도 믿음과 거부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3A.9 하늘나라 복음과 열두 제자 (9:35–10:4)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병자를 고치셨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치고 쓰러져 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에스겔 34장은 자기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친히 잃은 양을 찾아 돌보겠다고 약속한다(겔 34:2–16). 예수님의 긍휼과 사역은 그 약속을 이루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뒤 열두 제자를 직접 부르고 권세를 주셨다.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바로 그 일에 보냄을 받는다. 열둘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떠올리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모으고 계심을 보여 준다.




3B. 제2강화: 선교와 박해 (10:5–11:1)

3B.1 배경: 열두 제자의 선택과 임명 (10:5a)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그분의 일을 계속할 대리인으로 파송된다. 이들은 완성된 인물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권세와 사명의 근원은 제자들의 자격이 아니라 보내시는 예수님이다.

3B.2 열두 제자를 보내심 (10:5b–16)

이번 파송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것은 이방 선교를 영구히 금지한 명령이 아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이방인의 참여를 보여 주며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한다.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전하는 단계적 우선순위로 이해해야 한다.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했다.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주어야 했다. 돈과 여분의 물품을 지니지 말라는 지침은 모든 시대의 선교자가 반드시 같은 소지품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뜻보다, 이 특별한 여행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영접하는 이들의 돌봄을 의지하라는 명령이다.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는 행동은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엄중한 표지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늑대 가운데 양처럼 보내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다. 지혜는 위험을 분별하는 신중함이고 순결은 목적과 방법에서 악을 사용하지 않는 태도다. 제자는 순진해서 위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해 거짓과 악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3B.3 다가올 박해 (10:17–25)

제자들은 법정과 회당과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첫 파송을 넘어 부활 후 교회의 선교까지 내다본다. 재판의 순간에 성령께서 증언을 도우실 것이므로 미리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는 준비를 언제나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증언의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만 달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약속이다.

가족까지 갈라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인내가 구원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는 23절은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합류하시는 일, 예루살렘 심판, 부활과 권세를 받으심, 마지막 재림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한 의미로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제자들의 선교가 인자의 왕권과 심판 아래 있으며 그 사명이 긴급하다는 중심을 붙드는 것이 안전하다(Carson, Matt. 10:23; France, Matt. 10:23).

3B.4 제자들을 위한 격려 (10:26–31)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받은 배척을 제자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감추어진 진리는 드러날 것이므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사람보다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한 마리와 머리카락까지 아신다. 이 말씀은 제자가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지식과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3B.5 참된 제자의 모습 (10:32–39)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은 폭력을 명령하신 말이 아니다. 미가 7장 5–7절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가족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복음은 참된 평화를 주지만, 왕을 받아들이는 문제에서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 합당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당시 십자가는 막연한 불편이 아니라 수치와 죽음을 뜻했다. 자기 생명을 붙들려는 사람은 잃고, 예수님 때문에 잃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는다. 제자도는 다른 관계를 미워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높은 충성을 드리라는 요구다.

3B.6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의 의미 (10:40–42)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나 의인뿐 아니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평범한 섬김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상은 섬김의 크기보다 그 섬김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데 근거한다.

3B.7 중간 결론: 하늘나라 복음의 확장 (11:1)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다시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제자들의 선교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독립 활동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권세에 참여하는 사역이다.






4.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반응: 적대감의 고조 (11:2–13:53)


4A. 기사: 예수와 세례 요한, 안식일 논쟁 (11:2–12:50)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 (11:2–6)

감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분”인지 제자들을 보내 물었다. 요한이 완전히 믿음을 잃었는지, 예수님의 사역 방식 때문에 확신을 구했는지,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는 메시아의 불 심판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자비와 치유가 두드러졌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전하라고 답하셨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는 이사야 35장 5–6절과 61장 1절의 구원 약속을 모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선언하기보다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의 일이 자기 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셨다.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었다.

구속사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와 반응하지 않는 세대 (11:7–19)

예수님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평가하셨다. 그는 말라기 3장 1절의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의 전령이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이 약속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했다. 요한이 엘리야와 동일 인물이라는 뜻보다 엘리야 같은 사명으로 주의 길을 준비했다는 뜻이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12절은 동사 형태 때문에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는 의미와 힘 있게 전진한다는 의미가 모두 논의된다.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이 폭력적인 반대를 받는다는 의미가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확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세대는 장례 놀이에도 결혼 놀이에도 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았다. 금욕적인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사람들과 식사한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는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책망받은 도시들 (11:20–24)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고라신과 벳새다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다. 더 많은 빛과 은혜를 받은 것은 더 큰 책임을 가져온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과 회개하여 왕께 돌아오는 것은 같지 않다.

아버지의 계시와 아들의 초대 (11:25–30)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신 아버지께 감사하셨다. 이는 지성이나 배움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충족적인 교만과 겸손한 의존을 대조한다.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것은 아들의 계시를 통해 가능하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유일하게 알며 그분을 나타내시는 아들이시다.

이 말씀에는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난다.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이 계시해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명하신다. 성경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없애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공로 없는 은혜이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억지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빛을 거절한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신 29:29), 창조주께서 죄인을 버리지 않고 친히 낮아져 아들을 통해 부르신다는 사실에서 그 은혜를 보아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그 짐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운 무거운 율법 해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인간의 죄와 고단함 전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신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선한 길을 걸으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예수님은 그 안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은 요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제자와 함께 짐을 지시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 (12:1–8)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은 노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굶주린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삼상 21:1–6)과 성전에서 안식일에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장은 필요하면 모든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다윗보다 크고 성전보다 큰 메시아가 여기 있으며, 그분의 사명과 권위가 안식일의 참뜻을 결정한다.

예수님은 다시 호세아 6장 6절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지키려다 굶주린 제자들을 정죄함으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놓쳤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12:9–14)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셨다.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과 연결한다. 예수님의 치유는 안식일의 해방과 회복이라는 목적을 성취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함으로 자신들의 모순을 드러냈다.

4A.4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 (12:15–21)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아시고 물러나 병자들을 고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다. 마태는 이 모습을 이사야 42장 1–4절의 성취로 설명한다. 하나님이 택하고 기뻐하는 종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는 다투거나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치적 선동이나 폭력으로 왕권을 세우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공의를 승리로 이끄신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라는 약속은 그분의 사역이 모든 민족을 향함을 다시 보여 준다(Carson, Matt. 12:15–21; France, Matt. 12:15–21).

4A.5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논쟁 (12:22–37)

예수님이 눈멀고 말 못 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지 물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반박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다.

강한 자의 집을 털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예수님의 축귀는 사탄의 권세가 이미 결정적으로 공격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종 심판은 아직 미래지만 왕의 승리는 시작되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안 중에 실수로 한 말이나 용서받고 싶어 회개하는 사람이 범한 용서 불가능한 실수를 뜻하지 않는다. 문맥에서는 성령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사탄의 일이라고 뒤집는 완고한 태도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므로 사람은 무익한 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4A.6 유대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적대 (12:38–45)

지도자들은 다시 표적을 요구했지만 이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지만, 그들 앞에는 요나와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계셨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빈집으로 돌아오는 비유는 외적인 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다.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태는 더 악해질 수 있다. 참된 회복은 악이 잠시 제거되는 데 그치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4A.7 예수의 참된 가족 (12:46–50)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하거나 부모 공경을 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을 가리키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




4B. 제3강화: 하늘나라의 비유들 (13:1–53)

4B.1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 (13:1–3a)

예수님은 배에 앉아 해변의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는 익숙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밝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쉬운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열어 주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완고함을 드러낸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해설 (13:3b–23)

씨는 같은 말씀이고 차이는 땅의 반응에 있다.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빼앗는 사람, 돌밭은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사람,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양한 분량의 열매를 맺는다. 처음의 감정적 반응보다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참된 들음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사야 6장 9–10절과 연결하셨다. 이사야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다. 예수님의 비유도 믿음으로 듣는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 주지만,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능을 한다. “비밀”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나라의 계획이다. 그 나라는 즉시 모든 악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씨가 다양한 반응 속에서 자라 열매 맺는 방식으로 시작된다(Carson, Matt. 13:10–23; France, Matt. 13:10–23).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13:24–33)

원수가 좋은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도 악이 남아 있는 현실은 왕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 섣부른 제거는 좋은 곡식까지 해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서 큰 식물이 되고 새들이 깃든다. 이는 큰 나무에 여러 새가 깃드는 에스겔 17장 22–24절과 다니엘 4장 12절의 왕국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침내 넓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드러날 것이다. 누룩도 반죽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전체를 변화시킨다.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감추어진 듯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비유와 예언의 성취 (13:34–35)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 사역을 시편 78편 2절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는 말씀의 성취로 본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한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 곧 나라가 현재의 감추어진 모습에서 시작하여 미래의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

가라지 비유의 해설 (13:36–43)

씨 뿌리는 이는 인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나라의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 비유의 밭을 곧바로 교회와 동일시해서 교회 안의 모든 잘못을 방치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밭이 “세상”이라고 설명하신다. 핵심은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악의 세력이 함께 존재하지만 마지막에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의인들은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 표현은 지혜로운 자들이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다니엘 12장 3절을 떠올리게 한다.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 (13:44–46)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얻는다. 비유의 중심은 거래 방법이나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할 수 없는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손해가 아닐 만큼 귀하다.

그물의 비유와 해설 (13:47–50)

그물은 온갖 물고기를 모은 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른다. 현재는 복음이 여러 사람을 모으는 때이며 최종적인 구분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행한다.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는 혼합이 있지만 미래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

제자들의 이해와 집주인 비유 (13:51–5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물으셨다. 그들의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완전한 이해를 뜻하지는 않지만, 제자는 계속 예수님께 배우며 깨달은 것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인 구약의 약속과 “새것”인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성취를 서로 떼지 않고 가르친다.

4B.5 중간 결론: 계속되는 배척 (13:53)

예수님은 비유의 강화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셨다. 이어질 나사렛의 배척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비유의 가르침을 실제사건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지금 작고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풍성한 열매와 심판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제자는 현재의 반응만으로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으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5. 영광과 그림자: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대립 (13:54–19:2)


5A. 기사 (13:54–17:27)

5A.1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심 (13:54–58)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지만, 그분의 가족과 성장 배경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숙함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곳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고한 불신앙 속에서 표적을 남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13장의 비유가 말한 서로 다른 땅의 반응이 고향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나타난다.

헤롯이 예수에 관해 들음 (14:1–2)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의 반응은 회개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미신적 공포였다.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의 처형 (14:3–12)

요한은 헤롯이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책망했다(레 18:16; 20:21).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체면과 권력을 더 사랑했다. 잔치에서 한 경솔한 맹세와 사람들 앞에서의 자존심 때문에 의로운 선지자를 죽였다.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권력자에게 배척받는 구약의 역사를 이어 가며, 곧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을 미리 보여 준다.

5A.3 오천 명을 먹이심 (14:13–21)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외딴곳으로 물러가셨지만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자를 고치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감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셨다. 제자는 공급의 원천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사건은 만나를 주신 출애굽을 떠올리며(출 16장), 적은 음식으로 백 명을 먹인 엘리사의 기적보다 훨씬 크다(왕하 4:42–44). 또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보여 준다(사 25:6).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사보다 크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시다. 이 사건을 성만찬이나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는 일과 연결해 읽을 수 있지만, 마태의 직접적인 초점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풍성히 먹이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있다(Carson, Matt. 14:13–21; France, Matt. 14:13–21).

5A.4 물 위를 걸으심 (14:22–33)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밤중에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셨다. 구약은 하나님이 홀로 바다를 밟으시며(욥 9:8), 깊은 물 가운데 길을 내신다고 노래한다(시 77:19). 예수님은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바다 위를 걸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나다”는 평범한 자기 확인이면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하시며 그의 작은 믿음과 의심을 지적하셨다. 이 사건은 오늘날 제자들도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약속이 아니다. 고난 속에서 환경보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경배했다.

5A.5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심 (14:34–36)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자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했고 만진 사람들은 고침받았다. 치유는 물건의 마술적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에서 나왔다. 나사렛의 불신앙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간절한 반응이 대조된다.

5A.6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15:1–20)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손 씻기 의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정결 규례를 일상 식사에까지 확장한 종교적 전통의 문제였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고 지적하셨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한 재산을 부모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는 관행은 경건한 말로 불순종을 가리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처럼 그들도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섬기고 있었다. 전통 자체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거나 무효로 만들면 우상이 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 입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악이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은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외적 정결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결 문제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으로 가져가신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15:21–28)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청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민족을 떠올리므로, 이 여인이 언약 밖의 이방인임을 강하게 드러낸다.

예수님은 처음 침묵하시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자녀의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멸시하며 사용한 거친 말과 관련되지만, 여기 사용된 표현과 대화의 흐름은 최종적인 거절보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사역의 순서를 시험하는 말씀으로 보인다. 여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 아래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고 딸을 고치셨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거절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긍휼을 구하는 겸손과 인내로 나타났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이방 여인은 은혜를 받았다. 이 사건은 훗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일을 미리 보여 준다.

많은 병자를 고치심 (15:29–31)

사람들은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고치시자 무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표현은 무리 가운데 이방인이 많이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 이사야 35장 5–6절이 약속한 눈과 귀와 다리와 혀의 회복이 이방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5A.8 사천 명을 먹이심 (15:32–39)

예수님은 사흘 동안 함께 있던 무리가 굶주린 채 돌아가다 쓰러질까 불쌍히 여기셨다. 오천 명을 먹인 사건과 매우 비슷하지만 마태는 두 사건을 분명히 구별하며, 뒤에서 예수님도 둘을 각각 회상하신다(16:9–10). 이번 사건은 이방 지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방인에게도 열림을 보여 준다.

제자들은 앞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물었다. 반복되는 불신은 제자들의 이해가 더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적은 빵과 물고기로 무리를 풍성히 먹이셨다. 왕의 긍휼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

5A.9 다시 표적을 요구함 (16:1–4)

평소 서로 대립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으므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날씨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임한 시대의 표지는 분별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결정적인 표적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춘 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계속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증언에 응답하는 것이다.

5A.10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16:5–12)

제자들은 빵을 준비하지 못한 일을 걱정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자 실제 빵 이야기로 오해했다. 예수님은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인 일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셨다. 공급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빵을 염려한 것이다.

누룩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가리켰다. 두 집단은 교리와 정치적 입장이 달랐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적 길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들의 불신앙과 권력 중심의 기대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듯 제자들의 생각에도 스며들 수 있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16:13–20)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모두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보았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인간의 판단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베드로 자신이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에서 반석이 베드로 자신인지, 그의 고백인지, 고백된 그리스도인지에 관해 여러 견해가 있다. 문맥상 베드로와 그의 고백을 완전히 떼기는 어렵다. 그는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고백한 사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받지만, 교회의 주인과 건축자는 예수님이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와 매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선언하는 책임과 관련된다. 이 권세는 개인의 마음대로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며 18장에서는 공동체에도 연결된다.

수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16:21–23)

그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뒤 살아나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했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다. 베드로가 악마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 왕권을 얻으라는 광야의 유혹과 같은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면 바른 교리적 고백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

5A.12 제자의 길 (16:24–28)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부인은 자신의 존재를 미워하거나 모든 소망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다. 십자가는 일상의 작은 불편을 과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 손해와 수치와 죽음까지 감수하는 길이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참생명을 잃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얻는다.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28절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변화산, 부활, 교회의 확장 또는 마지막 재림과 연결하는 견해들이 있다. 가까이 이어지는 변화산이 미리 보여 주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왕권이 확증되고 나타나는 전체 흐름을 바라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수의 모습이 변화됨 (17:1–8)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고,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다. “엿새 후”, 산, 구름, 빛나는 얼굴은 시내산 사건을 떠올리며(출 24:15–18; 34:29–35),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심은 세 인물이 동등하다는 데 있지 않다. 베드로가 세 초막을 짓겠다고 하자 빛난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이사야 42장 1절과 함께 모세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신명기 18장 15절을 떠올린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제자는 무엇보다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Carson, Matt. 17:1–8; France, Matt. 17:1–8).

엘리야에 관한 질문 (17:9–13)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은 부활 전까지 이 환상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영광의 장면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떼어 전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물었다(말 4:5–6).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킨 줄 깨달았다. 요한의 배척은 인자의 고난을 미리 보여 준다.

5A.14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심 (17:14–20)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뒤틀린 세대를 탄식하신 뒤 아이를 고치셨다. 제자들의 실패는 기술이나 주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은 믿음의 양을 과시하거나 원하는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유대적 표현에서 산을 옮긴다는 말은 불가능해 보이는 큰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핵심은 작은 믿음 자체의 힘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일부 사본에 있는 21절의 기도와 금식 언급은 후대에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과 조화를 이루며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본문의 중심 해석을 바꾸지는 않는다.

5A.15 수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17:22–23)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크게 슬퍼했지만 부활의 약속까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영광의 변화와 놀라운 치유 뒤에도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향하셨다. 메시아의 영광은 고난을 피해 얻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을 통과해 나타나는 영광이다.

5A.16 성전세 (17:24–27)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세금을 내는지 물었다. 예수님은 왕들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비유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본래 면제된 분임을 암시하셨다. 출애굽기 30장 11–16절의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과 연결되지만, 예수님은 속전을 내야 할 죄인이 아니며 훗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실 분이다(20:28).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내셨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는 기적은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셨다는 점이다. 제자의 자유도 사랑을 위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




5B. 제4강화: 하늘나라 공동체의 삶 (18:1–19:2)

5B.1 강화의 배경 (18: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 물었다. 그들은 고난과 섬김을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지위와 권력의 질서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 행동은 위대함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자체를 뒤집는다.

5B.2 참된 겸손과 위대함 (18:3–4)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의 순진함이나 무죄함을 이상화한 말이 아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의 보호에 의존하는 존재였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제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낮은 자리를 받아들인다.

5B.3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 (18:5–9)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거운 심판을 가져온다.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연약하고 지위가 낮은 제자들을 포함한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말씀은 실제 신체 훼손을 명령하지 않는다. 죄와 싸울 때 타협하지 말라는 강한 과장법이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유나 권력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죄도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

5B.4 잃어버린 양의 비유 (18:10–14)

작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개인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해석은 확정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목자는 백 마리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이는 다른 양들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잃은 자를 되찾는 기쁨을 강조한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교회의 태도는 약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는 것이어야 한다.

5B.5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법 (18:15–20)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말해야 한다. 목적은 이기거나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것”이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며, 이는 두세 증인의 말로 사실을 확정하라는 신명기 19장 15절의 원칙을 따른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끝까지 거부하면 공동체 밖의 사람처럼 대한다.

이 과정은 모든 작은 갈등을 공식 재판으로 확대하라는 규칙이 아니며 학대나 범죄를 비밀로 덮으라는 뜻도 아니다. 심각한 위험과 범죄에는 즉시 공동체 지도자와 적절한 공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본문의 중심은 죄를 방치하지도 않고 성급히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진실과 회복을 함께 추구하는 데 있다.

매고 푸는 권세는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책임이 여기서는 공동체와 연결됨을 보여 준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하신다는 약속도 아무 두 사람이 원하는 일에 동의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일반 공식이 아니다. 문맥상 죄를 다루고 형제를 회복하려는 공동체적 판단에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이다.

일흔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18:21–22)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물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일흔일곱 번” 또는 “일곱 번씩 일흔 번”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라멕은 일흔일곱 배의 복수를 자랑했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복수의 논리를 끝없는 용서로 뒤집는다.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 (18:23–35)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은 갚을 수 없었지만 간청하자 전부 탕감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빚을 진 동료를 붙잡고 감옥에 넣었다. 왕은 받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종을 심판했다. 큰 빚과 작은 빚의 차이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은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사는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며 보복하려는 태도에 머물 수 없다는 경고다. 용서는 잘못을 선이라 부르거나 신뢰를 즉시 회복하거나 필요한 책임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5B.7 중간 결론: 유대 지역사역의 시작 (19:1–2)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다. 이제사역의 무대는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 움직인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고 작은 자를 돌보며 죄인을 되찾고 용서하라는 18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왕을 따라갈 백성의 삶을 준비한다.






6. 예수에 대한 적대와 종말 예언: 은혜의 승리 (19:3–26:5)


6A. 기사 (19:3–23:39)

6A.1 결혼과 이혼 (19:3–12)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어 예수님을 시험했다. 당시 신명기 24장 1절의 “수치되는 일”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입장과 폭넓게 해석하는 입장이 논쟁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허용되는 이혼 사유의 목록부터 제시하지 않고 창조 때의 뜻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창 1:27; 2:24).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용한 것은 이혼을 이상적인 선택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고함 때문에 이미 일어나는 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결혼을 쉽게 끝낼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한 몸의 언약으로 회복하신다.

“음행 외의 이유”라는 예외 조항의 정확한 범위와 재혼 문제에는 해석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모든 복잡한 결혼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험한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위해 배우자를 버리고 종교적 절차로 정당화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거부하신다는 핵심은 분명하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반응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다.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결혼을 포기한 자발적 독신을 가리킨다. 결혼과 독신은 어느 하나가 더 거룩한 신분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부르심이다.

6A.2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 (19:13–15)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데려오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며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순진하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위와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다른 이에게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18장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큰 사람으로 증명하려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은혜를 받는 자에게 열린다.

부자 청년 (19:16–22)

한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다. 예수님은 계명들을 말씀하셨고, 청년은 그것들을 모두 지켰다고 대답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는 외적으로 성실했지만 계명의 중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직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온전해지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라는 일반 규칙이라기보다, 이 청년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재물임을 드러낸 특별한 요구다. 그는 하늘의 보물보다 많은 재산을 더 사랑했기에 근심하며 떠났다. 13장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모든 소유를 판 것과 대조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19:23–26)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다. “바늘귀”를 작은 성문으로 설명하는 전통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장면을 사용하신 것이다. 재물은 자신이 안전하고 부족함 없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답하셨다. 구원은 가난이나 재산 포기라는 또 다른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제자들이 받을 보상과 역전 (19:27–30)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무엇을 받을지 물었다. 예수님은 새롭게 된 세상에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열두 제자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집과 가족과 재산을 포기한 사람은 백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는 문자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과 미래의 충만한 보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경고가 뒤따른다. 희생과 보상마저 자기 공로를 계산하는 수단으로 바꾸면 은혜를 오해하게 된다.

6A.4 포도원 품꾼의 비유 (20:1–16)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여러 시간에 일꾼들을 불렀다. 하루가 끝나자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같은 품삯을 받자 불평했다.

주인은 처음 사람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정확히 주었으며, 자기 소유로 선을 베풀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비유는 노동 시간과 임금에 관한 사회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설명한다.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은혜를 품삯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기하는 것이다. 앞선 제자가 반드시 더 큰 사람은 아니다.

6A.5 수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20:17–19)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보좌와 보상을 생각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세상 권력을 차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는 길로 세워진다.

6A.6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고난 (20:20–28)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었지만 그 왕권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은 구약에서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며(사 51:17; 렘 25:15),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나라의 자리는 인간의 야망으로 차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속한다.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낸 것도 자신들이 더 겸손해서라기보다 같은 지위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방 통치자들은 권력을 휘두르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대속물은 포로와 노예를 풀어 주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뜻한다. 이사야 53장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이 배경에 놓여 있다(사 53:10–12).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의 모범을 넘어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의 죽음이며, 그 은혜를 받은 제자는 다른 사람 위에 서려 하지 않고 섬긴다(Carson, Matt. 20:28; France, Matt. 20:28).

6A.7 두 맹인을 고치심 (20:29–34)

여리고를 떠날 때 두 맹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자비를 구했다. 무리는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 크게 외쳤다. 예수님은 멈추어 그들의 소원을 물으시고 불쌍히 여겨 눈을 열어 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섬김을 보지 못했지만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은 다윗의 왕을 알아보고 뒤따랐다. 이 사건은 다음 장에서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을 볼 눈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예루살렘 입성 (21:1–11)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마태는 이를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로 설명한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군마와 무력으로 오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다. 마태가 두 짐승을 언급한 것은 스가랴의 시적 표현을 세밀하게 반영하면서 어미 나귀가 새끼와 함께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동시에 두 짐승을 탔다는 뜻은 아니다.

무리는 시편 118편 25–26절의 순례 찬송으로 “호산나”를 외쳤다. 호산나는 본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이면서 찬양의 외침이 되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왕권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21:12–17)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고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셨다. 제사에 필요한 거래 자체보다 그것이 예배의 공간을 차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과 결합한 상태가 문제였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강도의 소굴”을 함께 인용하셨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은 악을 행하면서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 믿었다. 예수님은 같은 거짓 안전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셨고 아이들은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다. 지도자들이 분노하자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높은 지도자들은 왕을 거부하지만 작은 자들은 알아보고 찬양한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21:18–22)

예수님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계절상 열매를 기대한 일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사건의 목적은 식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상징적 심판이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는 화려한 성전과 종교 활동에도 회개와 의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나타낸다(렘 8:13; 호 9:10, 16).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는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무제한 약속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왕국을 신뢰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자기 확신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 (21:23–27)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했는지 물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되물으셨다. 그들은 진리를 찾기보다 군중의 반응을 계산했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가 증언한 예수님의 권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

두 아들의 비유 (21:28–32)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일했고, 다른 아들은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말만 한 아들이 아니라 돌이킨 아들이었다.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요한의 말을 믿고 회개했으며, 지도자들은 옳은 말을 하면서도 믿지 않았다. 참된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 (21:33–46)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고 죽였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다. 포도원은 이사야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특히 포도원을 맡고도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강조된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23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지도자들은 아들을 버리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새 건물의 중심으로 삼으신다. 하나님 나라는 민족 전체를 단순히 다른 민족으로 교체한다기보다 그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맡겨진다. 이 새 백성에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포함된다.

혼인 잔치의 비유 (22:1–14)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먼저 초대받은 이들은 무관심하거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이 그들의 도시를 멸한 장면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말하며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비유를 그 사건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후 길에서 만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가 잔치에 초대된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초청이 넓어진 것은 은혜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 예복이 그리스도의 의, 믿음, 회개 또는 의로운 삶 가운데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비유 전체의 흐름에서는 초청을 받아 자리에 앉는 외적 반응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왕의 초청에 합당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의 비유들이 말한 회개와 믿음과 열매가 그 응답을 설명한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는 결론은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22:15–22)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물었다. 낸다고 하면 민족적 반감을 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 되는 함정이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하지만 국가를 절대화하지 않으신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창 1:26–27). 세금은 가이사에게 줄 수 있지만 예배와 궁극적 충성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국가의 요구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할 때 그 한계도 분명해진다.

부활과 결혼에 관한 논쟁 (22:23–33)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계대결혼 규정(신 25:5–6)을 이용해 일곱 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지 물었다. 그들은 부활을 현재 삶의 단순한 연장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부활한 사람은 천사처럼 죽지 않으며 현재의 결혼 제도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지 않는다. 사람이 천사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부활을 증언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몸의 부활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가장 큰 계명 (22:34–40)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을 묻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결합하셨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신처럼”은 자기 사랑을 먼저 개발하라는 명령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필요를 돌보듯 이웃의 유익도 돌보라는 뜻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사랑에 달려 있다. 사랑은 계명을 폐기하지 않고 계명이 향하는 목적을 이룬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22:41–46)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 물으셨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을 들어 다윗이 성령 안에서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른 이유를 물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답은 맞지만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참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높임받은 왕이시다. 지도자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 (23:1–12)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말하고 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돕지 않았다.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높은 자리와 존칭을 좋아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교육적·가족적 호칭의 기계적인 금지라기보다 영적 권위를 이용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경고다. 궁극적인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다. 공동체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일곱 화 선언 (23:13–36)

예수님의 “화” 선언은 화가 난 욕설이 아니라 거짓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적 경고다. 일부 번역본의 14절은 후대 사본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말씀을 따라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가장 이른 본문을 따르면 마태의 화 선언은 일곱 가지다.

첫째, 지도자들은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다. 지식과 권위를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데 사용했다.

둘째, 열심히 개종자를 만들면서도 그를 더 심한 위선과 율법주의로 이끌었다. 열심과 전도의 규모가 메시지의 진실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제단보다 제물을 두고 한 맹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묘한 구분으로 진실을 훼손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므로 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종교적 기술을 만들 수 없다.

넷째,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세밀하게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버렸다. 예수님은 작은 순종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작은 규정으로 큰 불순종을 가리면 안 된다. 이는 정의와 인애와 겸손을 요구한 미가 6장 8절과도 연결된다.

다섯째,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해진다. 참된 정결은 마음과 삶의 방향에서 시작한다.

여섯째,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안은 죽음과 부정으로 가득했다.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다를 수 있다.

일곱째,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며 자신들은 조상들과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을 죽이려 했다. 아벨에서 성전 뜰에서 죽은 스가랴까지 흘린 의로운 피의 역사가 그 세대에서 절정에 이른다. 여기의 스가랴가 구약의 어느 인물을 정확히 가리키는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 이어지는 순교의 역사를 대표한다는 중심은 분명하다.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23:37–39)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보냄받은 자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셨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여러 번 그들을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과 예루살렘의 실제 책임이 함께 나타난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질 것”이라는 말씀은 성전과 도시의 심판을 가리킨다. 이어 시편 118편 26절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라고 말할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것이 미래의 이스라엘 회심을 뜻하는지 마지막 심판 때의 불가피한 인정인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거부한 예수님이 결국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받으신다는 사실이다.




6B. 제5강화: 감람산 강화 (24:1–25:46)

6B.1 강화의 배경 (24:1–3)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가리키자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민족의 안전을 상징했으므로 이 예언은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23장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성전만 의지할 수는 없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나며 예수님의 오심과 시대의 끝에는 무슨 표지가 있을지 물었다. 예수님은 날짜부터 알려 주지 않고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종말을 묻는 제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분별력이다.

종말을 앞둔 징조들 (24:4–14)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지, 사건 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끝이 즉시 왔다고 선언할 근거가 아니다. 역사 속 재난은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지만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암호는 아니다.

제자들은 박해받고 미움받으며 공동체 안에서도 배신과 거짓 선지자와 불법을 경험할 것이다. 불법이 많아지면 사랑이 식기 쉽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인내가 구원을 사는 공로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미혹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든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 후에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선교의 확장을 확실히 약속하지만, “모든 민족”의 정확한 충족 여부를 계산하여 재림 시점을 알아내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복음 선포는 끝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끝이 올 때까지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다.

큰 환난에 대비하라는 경고 (24:15–21)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다.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과 12장 11절은 성전을 더럽히는 세력과 심판을 말한다. 이 예언은 먼저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모독과 연결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닥칠 새로운 파괴를 가리킨다. 최종적인 악과 심판의 모습을 더 멀리 내다본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지붕이나 밭에서 물건을 챙기러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은 갑작스럽게 닥칠 위기의 긴급성을 나타낸다. 임신한 사람과 젖먹이는 어머니에게 그날이 특히 어려울 것이며,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피난이 더 힘들 수 있다. 이 구체적인 지역적 지시는 본문이 실제 예루살렘 멸망과 깊이 관련됨을 보여 준다. “큰 환난”을 곧바로 특정한 미래의 7년 기간과 동일시하면 이 직접적인 문맥을 놓치기 쉽다.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고 (24:22–28)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난의 날들을 줄이신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려 한다. 표적이 놀랍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 충실한지를 분별해야 한다.

인자의 오심은 광야나 골방에 숨어 있어 소수만 아는 비밀 사건이 아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보이듯 분명하고 공개적일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은 심판의 확실성과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격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수리가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지 마지막 심판의 이미지를 가리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6B.3 인자의 영광스러운 오심 (24:29–31)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구약 선지자들이 나라와 권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한 우주적 언어다(사 13:10; 34:4; 겔 32:7–8; 욜 2:10, 31). 그러므로 이것을 현대 천문 현상과 일대일로 맞추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시에 최종적인 창조의 흔들림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 핵심은 인간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이다.

인자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온다. 이는 다니엘 7장 13–14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다. 이 언어를 인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왕권을 받는 것으로 강조하는 해석과,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재림으로 강조하는 해석이 있다.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에서는 예수님의 왕권 확증과 마지막 공개적 오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여기에는 찔린 이를 보고 통곡하는 스가랴 12장 10절과 흩어진 백성을 나팔로 모으는 이사야 27장 12–13절이 울려 퍼진다. 인자의 오심은 악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모으는 구원의 날이다.

6B.4 무화과나무의 교훈 (24:32–35)

무화과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심판이 가까움을 알아야 한다. 이 비유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경고를 믿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뜻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에서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 불신앙적인 같은 부류, 마지막 징조를 보는 세대 등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성전 멸망과 관련된 많은 일이 당시 세대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맥이 최종적인 인자의 오심까지 바라보므로 모든 세부를 한 사건에만 제한하기는 어렵다. 확실한 결론은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함 (24:36)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성육신하신 아들의 이 지식 제한을 삼위일체 관계와 어떻게 설명할지에는 신학적 논의가 있지만, 본문이 제자에게 주는 뜻은 분명하다. 예수님 자신이 알려 주지 않은 날짜를 제자가 계산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노아 시대와 갈라지는 두 운명 (24:37–41)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일상을 살았다. 일상생활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문제다. 인자의 오심도 예상하지 않은 때에 일상의 한가운데 임할 것이다.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자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 둔다. 노아 문맥에서는 홍수에 “휩쓸려 간” 사람이 심판받은 자이므로 데려감이 구원인지 심판인지 논의가 있다. 이 구절만으로 비밀 휴거의 순서와 대환난 시간표를 세우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중심은 같은 장소와 일상을 공유하던 사람들의 운명이 인자의 오심에 완전히 갈린다는 것이다.

집주인과 도둑 (24:42–44)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과 같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이 아니라 오심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리킨다. 깨어 있다는 것은 계속 하늘을 바라보거나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 (24:45–51)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긴 가족에게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준다. 악한 종은 주인이 늦는다고 생각해 동료를 때리고 먹고 마시며 자기 권력을 남용한다. 재림의 지연은 방종의 허락이 아니라 맡겨진 사람을 돌볼 시간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사랑으로 드러난다.

열 처녀의 비유 (25:1–13)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 잠들었다. 따라서 잠든 것 자체가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다. 신랑이 왔을 때문은 닫혔고 뒤늦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주어졌다.

기름을 성령, 선행 또는 특정 영적 상태 하나로 정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비유의 중심은 신랑의 지연 속에서도 끝까지 맞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실제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과 때를 모르므로 지속적으로 준비된 제자로 살라는 뜻이다.

달란트의 비유 (25:14–30)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 한 달란트도 노동자의 약 20년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므로 아무 종도 하찮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앞의 두 종은 맡은 것을 사용했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성과의 양보다 주인께 대한 충성이 중요하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두려움 속에 돈을 감추었다. 그의 문제는 능력이 작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고 맡겨진 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재림 준비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은사와 기회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 (25:31–46)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처럼 나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양과 양, 숫양과 숫염소 사이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왕과 목자의 자리에 앉아 최종 심판을 행한다고 말씀하신다.

왕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자신을 돌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왕을 섬겼는지 알지 못했다. 가장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었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연약하고 박해받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강한 이유가 있다(10:40–42; 12:49–50; 28:10). 그러나 이 해석이 모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긍휼을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예수님의 제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자에게서 왕을 섬길 기회를 본다.

이 비유는 선행으로 구원을 구매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다. 의인들은 창세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며, 자신들의 선행을 공로로 계산하지도 않았다. 작은 자를 돌보는 긍휼은 왕께 속한 믿음의 열매다. 반대로 긍휼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은 왕을 실제로 알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길이 분명히 갈린다.

6B.7 중간 결론: 네 번째 수난 예고와 살해 음모 (26:1–5)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이틀 후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몰래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백성의 소요를 피하려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실제사건은 그들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에 일어난다. 인간의 악한 음모 속에서도 때를 정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구원받고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다(출 12장).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에 일어난 것은 그분이 죄와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유월절 희생이심을 보여 준다. 감람산 강화에서 심판자로 오실 인자는 먼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넘겨지는 왕이시다.






7. 예수의 수난과 부활 (26:6–28:20)


7A. 예수의 수난 (26:6–27:66)

7A.1 베다니에서 기름부음을 받으심 (26:6–13)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던 구약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행동을 특별히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로 해석하셨다. 죽음을 앞둔 왕이 장례를 위해 기름부음을 받으신다.

제자들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며 분개했다.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말이 여인을 정죄하는 구실이 되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다는 신명기 15장 11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말씀이 가난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행한 여인의 독특한 사랑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사용하셨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기억될 것이다.

7A.2 가룟 유다의 배반 (26:14–16)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를 물었고 은 삼십을 받았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는 배척받은 목자의 값으로 은 삼십이 지불된다. 예수님의 가치는 종 한 사람의 배상금 정도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출 21:32).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지만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 두 반응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를 대조한다.

유월절 준비 (26:17–19)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 표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는 논의가 있지만, 마태는 이 식사를 유월절의 문맥에서 분명히 제시한다. 예수님은 “내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사건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이셨다.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심 (26:20–25)

식사 중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가까운 사람이 배반한다는 것은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 41편 9절을 떠올리게 한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길을 가지만 배반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악한 선택이 함께 나타난다.

성만찬 (26:26–30)

예수님은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잔을 주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 빵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해 교회 전통마다 설명이 다르다. 그러나 마태의 중심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을 위해 내어 주는 몸과 죄를 용서하는 언약의 피로 해석하신다.

“언약의 피”는 모세가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한 출애굽기 24장 8절을 배경으로 한다. 옛 언약은 말씀과 피와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로 세워졌다(출 24:3–11).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는 중보자이시다. 예레미야 31장 31–34절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며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속죄를 위해 주어졌다(레 17:11).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진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이사야 53장 11–12절과도 연결된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자유롭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다(20:28). 예수님은 죽음 뒤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을 약속하신다. 성만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왕과 함께할 미래의 잔치를 기다리게 한다.

7A.4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26:31–35)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목자를 치라.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날 밤 제자들이 모두 자신 때문에 넘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 뒤에 부활 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제자들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회복 계획이 먼저 선언된다.

베드로는 모두가 넘어져도 자신은 그렇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 자신감은 믿음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결심을 더 신뢰한 베드로는 작은 질문 앞에서도 무너지게 된다.

7A.5 겟세마네의 기도 (26:36–46)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며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그분의 괴로움을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제자들의 배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잔”을 마실 일을 앞두고 계셨다(사 51:17; 렘 25:15). 죄 없으신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는 길이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순종하셨다. 세 번의 기도는 마음의 갈등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의지를 아버지께 맡기셨음을 보여 준다. 광야에서 시작된 아들의 순종이 겟세마네에서도 이어진다.

제자들은 깨어 있겠다고 장담했지만 잠들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은 죄를 변명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시험을 이기려면 자기 결심을 과신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7A.6 예수께서 체포되심 (26:47–56)

유다는 입맞춤을 체포 신호로 사용했다. 친밀함의 표시가 배반의 도구가 되었다. 한 제자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명하셨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는 말씀은 모든 정당한 공권력이나 자기방어 문제를 한 문장으로 해결하려는 법률 조항이 아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폭력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면 열두 군단보다 많은 천사를 보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체포는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가신다.

7A.7 산헤드린 앞에 서신 예수 (26:57–68)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고 여러 거짓 증인이 나왔지만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는 말에 관한 증언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셨다.

대제사장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자 예수님은 답하시며,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고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는 시편 110편 1절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주와 다니엘 7장 13–14절의 왕권을 받는 인자를 결합한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왕과 재판장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대제사장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판단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했다. 이사야 50장 6절의 종은 때리는 자에게 등을,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침 뱉음을 피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다.

7A.8 베드로의 부인 (26:69–75)

베드로는 뜰에서 한 여종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질문이 반복되자 맹세하고 저주하며 세 번 부인했다. 그는 죽음의 재판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무너졌다. 큰 시험에서만 아니라 작은 두려움에서도 제자의 충성이 드러난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실패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회개의 눈물과 이후의 회복을 향해 열려 있다. 그의 실패는 모든 제자 안에 있는 연약함을 비추며,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보여 준다.

7A.9 산헤드린의 공식 결정 (27:1–2)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 결정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종교적 신성모독 혐의를 로마가 다룰 정치적 왕권 문제로 바꾸어야 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끌려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여러 번 예고한 길을 걷고 계신다.

7A.10 유다의 죽음 (27:3–10)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고 후회하여 은 삼십을 돌려주려 했다. 그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인정했지만 지도자들은 책임을 외면했다. 유다의 후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였는지는 본문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피 값이라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무죄한 이를 죽이는 일에는 참여했다. 그들은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마태는 이를 예레미야의 말씀의 성취라고 부르면서 스가랴 11장 12–13절의 은 삼십과 토기장이, 예레미야 19장과 32장의 토기와 밭 이미지를 함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왜 스가랴의 표현을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소개하는지에는 여러 설명이 있지만, 마태가 여러 예언을 대표적인 대선지자 예레미야 아래 결합했을 가능성이 있다(Carson, Matt. 27:9–10; France, Matt. 27:9–10).

7A.11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27:11–26)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다.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고 답하셨지만 지도자들의 고발에는 침묵하셨다. 고난받는 종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는 이사야 53장 7절이 떠오른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어느 정도 알았고 아내에게서 경고도 받았지만 정치적 압력 앞에서 책임을 피하려 했다. 손을 씻는 행동이 실제 책임을 없애지는 못한다. 무리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리라”고 외쳤다. 이 말을 모든 시대의 유대인에게 집단적 죄책을 씌우거나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태가 책망하는 대상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한 지도자들과 선동된 무리이며, 십자가의 궁극적 책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죄 많은 인류 모두와 연결된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피는 믿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흘려진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 십자가형에 넘겼다. 죄 있는 반역자는 풀려나고 무죄한 왕이 대신 죽는다. 이 장면 자체가 대속의 모습을 보여 준다.

7A.12 군인들의 조롱 (27:27–31)

군인들은 예수님께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했다.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 그들은 거짓 왕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롱의 표시들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왕권을 증언한다. 그분은 폭력으로 왕좌를 얻는 왕이 아니라 죄의 저주를 머리에 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다.

7A.13 십자가 처형과 조롱 (27:32–44)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신 뒤 마시지 않으셨다. 이는 시편 69편 21절의 고난을 떠올린다. 군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었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다. 이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사용하라고 했던 시험을 반복한다.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지 않으셨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라는 조롱은 시편 22편 7–8절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성취한다.

7A.14 예수의 죽음 (27:45–50)

정오부터 세 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구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나타낸다(암 8:9; 욜 2:31).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외치셨다. 이 말씀을 단지 절망이 아니라 결국 구원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편 전체에 대한 신뢰의 인용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버림받음의 실제 고통을 약화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단절의 깊이를 경험하셨다.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붙드셨다.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치고 스스로 영혼을 내어 주셨다. 마태의 표현은 그 죽음이 자발적임을 강조한다.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다.

7A.15 찢어진 휘장과 일어난 성도들 (27:51–56)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어느 휘장을 가리키는지 논의가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새로운 접근을 함께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성전 중심의 옛 질서가 심판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며 무덤이 열렸다.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 뒤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 독특한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과 그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에스겔 37장과 다니엘 12장 2절의 부활 소망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 부활을 시작하고 보증한다는 표지로 이해하는 것이 중심에 가깝다. 세부를 호기심으로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본 백부장과 군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지만 이방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정체를 인정한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러 여인도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7A.16 무덤에 묻히심 (27:57–61)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셨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확인한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모습은 고난받는 종이 죽은 뒤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사야 53장 9절을 떠올린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장소를 지켜보았다. 이들은 뒤에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된다.

7A.17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킴 (27:62–66)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이 사흘 뒤 살아난다고 말한 일을 언급하며 무덤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부활했다고 주장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웠다.

이 조치는 오히려 부활에 대한 거짓 설명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두려워했지만 무덤은 공식적으로 봉인되고 지켜졌다. 인간이 죽음을 확정하고 문을 닫았으나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을 막을 수는 없었다.




7B. 부활 (28:1–15)

7B.1 빈 무덤 (28:1–7)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다. 돌은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열어 준 문이라기보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도록 치워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천사의 모습 앞에서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떨었지만 여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주어졌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빈자리를 보여 주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신이 계속 살아 있다는 뜻이 아니다. 죽고 묻히신 바로 그분이 몸으로 살아나셨으며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할 사명을 받았다.

7B.2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 (28:8–10)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만나 평안을 전하셨고,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발을 붙잡았다는 표현은 부활이 환상이나 마음속 경험만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진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가족으로 부르신다. 실패한 제자들의 회복과 사명은 부활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7B.3 경비병들의 거짓 보고 (28:11–15)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했다.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의논해 많은 돈을 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 갔다고 말하게 했다. 경비병들이 모두 잠들었다면 누가 시신을 훔쳤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근무 중 잠든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위험한 변명이었다.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총독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태는 참된 증인과 돈에 매수된 거짓 증인을 대조한다. 경비병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돈과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추었다. 표적을 직접 보는 것이 자동으로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 부활 소식은 중립적인 정보가 아니라 왕께 경배하고 순종할지를 요구한다.




7C. 부활하신 메시아와 제자들의 만남 (28:16–20)

7C.1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와 제자들 (28:16–17)

열한 제자는 예수님이 지정하신 갈릴리의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지만 일부는 의심했다. 이 의심이 몇몇 제자에게 지속된 불신앙인지, 놀라운 현실 앞에서의 망설임인지 문법상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점이다. 선교는 완벽한 사람의 자신감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의 권위에서 시작된다.

7C.2 지상명령 (28:18–20)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셨다. 다니엘 7장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섬길 영원한 권세가 주어진다. 십자가에서 무력해 보였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긴 왕으로 드러났으며, 이제 그 왕권은 모든 민족을 향한다.

중심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다. 가라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설명한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갔던 사명은 이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된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과, 이방들이 메시아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약속이 여기서 세계 선교로 열린다.

이 명령은 먼저 갈릴리에 모인 열한 제자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인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모든 제자의 대표이며, 그들을 통해 제자 공동체는 모든 민족 가운데 계속 확장된다. 프랜스는 이 공동체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범세계적 교회로 설명하고, 카슨은 열한 제자가 모든 제자의 모형이므로 모든 제자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책임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대위임령은 고립된 개인에게만 맡겨진 과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받은 사명이다. 동시에 각 신자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명에 참여한다(Carson, Matt. 28:19; France, Matt. 28:16–20).

제자는 단지 결신하거나 지식을 얻는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삼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배우며 지키는 사람이다. 가르침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다고 순종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부활하신 왕의 은혜와 권세 아래 들어온 생명이 순종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밝히며 시작했다(1:23). 그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과 함께하신다는 선언으로 완성된다. 교회의 선교는 홀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왕이 자기 권세와 임재로 이루시는 사역이다.

부활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셨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 살아나심으로 참된 왕권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 사실에 동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분께 경배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이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마가복음

성경 해설


마가복음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빠르게 전개되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다(1:1). 탄생 이야기 없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로 곧바로 들어가 병 고침·축귀·가르침·논쟁·제자 훈련을 생생하게 연결하고, 전체 이야기의 큰 비중을 예루살렘에서의 수난과 죽음과 빈 무덤에 둔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왕과 고난받는 종을 분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참된 메시아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길이 드러나는 역사적 복음서다.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마가에 따른 복음’이라고 불렀다. ‘복음’은 황제의 업적이나 인간에게 주는 충고가 아니라, 이사야가 약속한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왕의 기쁜 소식이다(1:1-3; 사 40:3). ‘시작’이라는 첫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그 복음이 교회의 선포를 통해 계속 전진함을 암시한다. 마가의 이름은 본문 안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모든 고대 표제와 초기 교회의 증언이 일관되게 이 복음서를 요한 마가와 연결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초기 교부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가 기억하여 전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정확히 기록했다고 전한다(유세비우스, 『교회사』 3.39; 제임스 R. 에드워즈, 『마가복음』 서론).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나바·바울의 동역자였고, 후에는 베드로와 가까이 사역했다(행 12:12, 25; 골 4:10; 벧전 5:13). 본문이 저자를 지명하지 않으므로 세부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생생한 목격자적 특성과 초기의 일관된 전승은 마가 저작을 잘 뒷받침한다. 기록 시기는 베드로의 순교 전후인 주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후반이 주로 제안된다. 마가 우선설은 유력한 공관복음 관계 이론이지만 확정된 신앙 조항은 아니며, 어떤 기록 순서를 택하더라도 각 복음서의 영감과 역사적 신뢰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마가는 유대 정결 관습을 설명하고 아람어를 번역하며 라틴어 계통 표현을 사용하므로, 로마를 포함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첫 독자로 자주 제안된다(5:41; 7:3-4, 11, 34; 12:42; 15:16, 34). 네로 시대의 박해나 그에 가까운 고난의 상황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라는 강조와 잘 어울리지만 장소와 정확한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목적은 예수님이 귀신과 질병과 자연과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섬기고 대속물로 죽는 인자이심을 선포하는 데 있다. 고난받는 독자들은 영광과 승리를 십자가에서 분리하지 말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제임스 R. 에드워즈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3:6은 복음의 시작과 갈릴리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위 및 첫 갈등, 3:7–6:6a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능력 및 배척, 6:6b–8:26은 제자 파송과 떡의 기적, 정결 논쟁 속에서 깊어지는 제자들의 무지를 보여 준다. 8:27-30의 베드로 고백은 책의 전환점이며, 8:31–10:52은 세 차례 수난 예고와 그때마다 드러나는 제자들의 오해를 통해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르친다. 11:1–13:37은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심판 및 종말 말씀, 14:1–15:47은 유월절 식사·체포·재판·십자가와 장사, 16:1-8은 빈 무덤과 부활의 소식으로 이어진다. 마가가 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끼워 넣는 ‘샌드위치’ 구성은 서로의 의미를 해석하므로 함께 읽어야 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일으킨다. 하늘의 음성과 귀신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군중과 종교 지도자와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행동하며 바다와 악한 영을 꾸짖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메시아 이해는 사탄의 유혹이며, 죽으신 예수님을 본 이방 백부장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가 절정에 이른다(8:27-33; 15:39).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행동 안에서 가까이 왔지만, 씨앗처럼 감추어 자라고 박해와 실패 가운데 전진하다가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올 때 완성된다(1:15; 4장; 13장). 제자들은 부름받고 권능을 받았지만 두려워하고 다투며 도망한다. 마가는 이들의 실패를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약속으로 회복의 은혜를 보여 준다(16:7). 참된 위대함은 지배가 아니라 작은 자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며,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의존이다(9:24, 35-37; 10:42-45).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마가는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언어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만, 그 길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1:2-3).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먹이며, 바다를 다스리고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열두 제자는 회복될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성전 정결과 포도원 비유는 열매 없는 지도자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한다. 그러나 언약의 목적은 폐기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에서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시며,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방 백부장이 고백하는 장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열방의 참여가 십자가를 통해 열림을 보여 준다(14:24; 15:38-39).




8. 그리스도와 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다(10:45).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잠들고 도망할 때 그는 아버지의 뜻에 홀로 순종하며, 죄 없는 왕이 신성모독자와 반역자처럼 정죄받고 버림의 어둠을 담당한다. 그 죽음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무덤은 비어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선언이 울린다(15:37-39; 16:6). 복음은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어 죄인을 속량하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9. 읽는 방법

마가복음을 빠른 기적 모음으로만 읽지 말고, 반복되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답을 얻는지 따라가야 한다. 기적을 건강과 성공을 보장하는 기술로 사용하지 말며, 치유받지 못한 신자의 믿음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 침묵 명령은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려는 기만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정치적·기적 중심 메시아 오해를 막고 정하신 때를 따라 사역하시는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귀신의 고백처럼 정확한 지식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

제자들의 둔함과 도망을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재료로 삼지 말고 교회 자신의 거울로 읽어야 한다. 지도자는 세상 권력자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종이 되어야 하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학대 피해자에게 부당한 폭력을 계속 견디라고 강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죄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자기 지위와 안전을 내려놓는 제자도의 부름이다. 13장의 징조는 날짜 계산표보다 미혹을 경계하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깨어 있으라는 권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별 주제: 마가복음의 결말 16:9–20>

많은 성경에 실린 16:9–20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빠져 있고, 일부 고대 역본과 교부의 증언도 16:8에서 끝나는 본문을 알고 있다. 긴 결말의 어휘와 문체가 마가복음의 앞부분과 다르고, 막달라 마리아·두 제자·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심과 승천을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전승처럼 요약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본문비평 학자는 이것을 마가의 원래 결말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덧붙은 결말로 판단한다(로버트 H. 스타인, 『마가복음』 16:9-20; 제임스 R. 에드워즈, 『마가복음』 결론). 일부 사본의 짧은 결말과 여러 결말 형태도 초기 필사자들이 16:8을 갑작스럽게 느꼈음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하는 자유주의적 삭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본 자료를 정직하게 비교하여 가장 이른 본문을 확인하는 일이다. 긴 결말의 부활 현현·복음 전파·승천은 다른 확실한 신약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만, 뱀을 집거나 독을 마시는 표적을 신앙 시험이나 예배 의식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이 부분만으로 독립 교리를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16:8이 원래 의도된 결말인지 원결말이 유실되었는지는 열려 있지만, 마가복음 자체가 이미 세 차례 부활을 예고하고 16:6-7에서 빈 무덤과 부활 및 제자들과의 만남을 확증하므로 부활 신앙은 결말 논쟁에 흔들리지 않는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마가복음 서론 및 본문 해설; 제임스 R. 에드워즈, 『마가복음』; 로버트 H. 스타인, 『마가복음』; 윌리엄 L. 레인, 『마가복음』;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마가복음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마가복음 서론을 참고하였다.






I. 갈릴리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권위 (1:1–8:26)


1.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남 (1:1–13)

1.1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책의 제목인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선언이다. “예수”는 역사 속에 오신 한 사람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부음 받은 왕이라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독특한 신분과 권위를 나타낸다. 마가는 독자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 주지만, 등장인물들은 그 사실을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조금씩 깨닫는다.

“복음”은 단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왕의 승리와 통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다(사 40:9; 52:7).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이다. 에드워즈는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한 사상 체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강조한다(Edwards, Mark 1:1).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다.

1.2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 (1:2–8)

마가는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라”는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함께 인용한다. 이사야 40장의 본래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포로 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마가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이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임을 암시한다.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그의 낙타털 옷과 가죽띠는 엘리야를 떠올리게 한다(왕하 1:8; 말 4:5–6).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오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물세례는 회개를 나타내는 표지였지만 죄를 씻는 능력이 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 있는 분이 뒤에 오신다고 선포했다. 자신은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으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구약에서 성령을 부어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사 44:3; 겔 36:25–27; 욜 2:28–29).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속한 성령 수여의 권한이 여기서 예수님께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Edwards, Mark 1:8).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영을 주어 사람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1.3 예수님이 세례받으심 (1:9–11)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신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이 맡기신 종의 길에 순종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왔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렸다. 여기에는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시편 2편 7절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사야 42장 1절이 함께 울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적 아들이며 동시에 고난과 순종으로 사명을 이루실 종이다.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신 그분의 신분과 사명을 공개적으로 확증한다(Edwards, Mark 1:11; Lane, Mark 1:9–11).

1.4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심 (1:12–13)

성령은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선언은 고난이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으셨다. 사십 일은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스라엘과 사십 일 동안 금식한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에 맞서셨다.

마가는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다고 말한다. 들짐승은 광야의 위험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될 창조 세계를 떠올리게 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의미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지배 아래 굴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보호와 섬김을 받으셨다는 사실이다.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악의 권세와 맞서 승리하시는 이야기다.




2. 갈릴리 사역의 시작 (1:14–45)

2.1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 (1:14–15)

요한의 체포는 하나님의 사자가 고난받는 현실을 보여 주며, 뒤에 있을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비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시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뜻한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 이미 가까이 왔지만, 악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마지막 완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는 이전의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며, 믿음은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2.2 첫 제자들을 부르심 (1:16–20)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당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신다.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은 단지 장소를 옮겨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에 삶 전체를 결합하라는 부름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이 말은 제자들이 사람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끌어오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두고 떠났다. 모든 제자가 같은 직업과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다른 모든 충성보다 앞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또한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 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을 친히 변화시켜 사명자로 만드신다.

2.3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 축출 (1:21–28)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서기관들은 이전 스승들의 전통을 인용하여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직접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마가는 가르침의 내용을 길게 기록하기보다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위를 강조한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아보고 자신들을 멸하러 왔느냐고 외쳤다. 정확한 칭호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지만 그분을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귀신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주문이나 복잡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 자체가 악한 영을 제압했다.

사람들은 이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귀는 별개의 일이 아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신다. 마가복음의 첫 공개 기적이 귀신 축출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침공임을 보여 준다.

2.4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1:29–34)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으며 열병은 즉시 떠났다. “일으키다”라는 말은 뒤에 부활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곧바로 부활의 상징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길이 병든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곧 사람들을 섬긴 것은 회복이 완전했음을 보여 주며, 은혜를 받은 삶이 섬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문 앞으로 데려왔다. 예수님은 여러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분은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귀신의 정확하지만 적대적인 지식이나 기적에 대한 열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섬김과 십자가를 통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2.5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아가심 (1:35–39)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권능을 행하시는 분도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다. 기도는 바쁜 사역에 덧붙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명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중심이었다.

시몬과 일행은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는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떠나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인기 있는 기적 행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이 오신 목적에 충실하셨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 주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말씀의 선포가 그분의 사명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2.6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 (1:40–45)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청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한센병만이 아니라 여러 심각한 피부 질환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고통도 겪었다(레 13–14장).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실지는 그분의 뜻에 맡겼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질서였지만, 예수님에게서는 반대가 일어났다.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생명이 그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는 말씀과 함께 병은 즉시 떠났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다(레 14장). 이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을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하신 것이다. 침묵 명령에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받지 않으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널리 알렸고, 그 결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가기 어려워 한적한 곳에 머무셨다. 깨끗해진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바깥으로 밀려나셨다. 에드워즈는 이를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자리를 바꾼 사건으로 설명한다(Edwards, Mark 1:40–45). 이 장면은 뒤에 죄인들의 수치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실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 준다.




3. 여러 권위와 충돌하심 (2:1–3:12)

3.1 죄를 용서하는 인자의 권위 (2:1–12)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열고 병자가 누운 자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에는 환자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도 포함된다. 믿음은 마음속 확신에 머물지 않고 장애물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먼저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다. 이 말이 모든 질병이 개인의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은 그런 단순한 연결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눈앞의 신체적 필요보다 더 깊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권위를 드러내셨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다. 그들의 전제는 옳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셨다. 죄 용서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치유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보이지 않는 죄 용서의 권위가 실제임을 보이셨다. 여기서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는 다니엘 7:13–14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마가복음에서 이 칭호는 예수님의 현재 권위뿐 아니라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마지막 영광까지 함께 담게 된다(Edwards, Mark 2:10). 병자가 자리를 들고 나가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3.2 레위를 부르고 죄인들과 식사하심 (2:13–17)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던 알패오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통치 체제에 협력하며 세금을 거두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종교적으로 멸시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 부르심이 먼저였고,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당시 함께 먹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친교를 나누는 중요한 표시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에드워즈가 이 장면을 “은혜의 충격적 사건”으로 설명하듯,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세워 놓은 종교적·사회적 경계를 넘어간다(Edwards, Mark 2:13–17).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답하셨다. 이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경고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도 죄인을 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해 은혜로 맞아들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3.3 금식과 새 시대의 잔치 (2:18–22)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구약 율법이 온 백성에게 의무로 정한 정기 금식은 속죄일의 금식이었지만,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그 밖에도 자주 금식했다.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때가 왔는데도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다. 혼인 잔치에서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받으실 죽음을 일찍부터 내다보며, 제자들의 기쁨이 십자가를 지나게 될 것을 보여 준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손상된다.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생활을 조금 보완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약속된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사람의 생각과 삶도 그분을 중심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구약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3.4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 (2:23–28)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을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보았다. 남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는 율법이 허용했으므로(신 23:25), 논쟁은 그것을 안식일의 추수 행위로 볼 것인가에 있었다. 예수님은 다윗이 궁핍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도록 정해진 진설병을 먹고 일행에게도 준 사건을 말씀하셨다(삼상 21:1–6). 이는 필요하면 어떤 율법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사역과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보지 못한 채 규정을 적용하는 태도를 바로잡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억누르려고 주어진 짐이 아니라 쉼과 예배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굶주리게 하거나 자비를 막는다면 그 목적을 잃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참뜻을 밝히실 권위를 가진 주인으로 말씀하셨다. 다윗보다 크신 왕이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 발견된다.

3.5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심 (3:1–6)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로 이용하려고 안식일에 고치시는지 지켜보았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서게 하셨다. 감춰졌던 고통을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노하시면서도 슬퍼하셨다. 그분의 분노는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고 종교 규정을 고발의 도구로 삼는 악을 향했으며, 그 슬픔은 완고한 사람들을 향한 깊은 아픔이었다(Lane, Mark 3:5).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자 그 사람의 손은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른 손을 내미는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곧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날 생명을 죽일 계획을 세운 반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다. 이 날카로운 대조는 그들의 해석이 안식일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 준다(Lane, Mark 3:6). 또한 마가는 복음서 초반부터 예수님의 길이 결국 십자가를 향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3.6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옴 (3:7–12)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지만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매, 요단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몰려왔다. 이 넓은 지역 목록은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지역을 넘어 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통받는 이들을 끌어당겼지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필요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과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구별된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다. 그 고백의 내용은 옳았지만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놀라운 기적만으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죄인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는 길을 통해 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마가는 독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도록 이끈다.




4. 내부자와 외부자 (3:13–4:34)

4.1 열두 제자를 세워 새 이스라엘을 이루심 (3:13–19)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제자 됨은 사람이 먼저 자격을 갖추어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열두 사람 가운데는 나중에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도 있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름받고 가까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끝까지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경고한다.

예수님이 열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뜻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모으고 계심을 보여 준다. 열둘의 첫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데서 나오며, 제자들이 가진 권세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온다.

열두 명은 배경과 성격이 서로 달랐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들”이라 부르셨다. 명단은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포함한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람의 명성이나 완성된 성품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분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빚어 가신다.

4.2 예수님의 참된 가족과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 (3:20–35)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옴 (3:20–21)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왔다. “붙잡다”라는 표현은 강제로 제지한다는 뜻을 가질 수 있다. 가족이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이때에는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활동을 막으려 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다. 혈연이나 오랜 친분은 그분을 아는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세상의 평판에 맞추어 그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경고 (3:22–30)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으며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와 집이 스스로 분열되어 설 수 없다고 반박하셨다. 예수님의 축귀는 사탄과 협력한 결과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예수님은 강한 자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탄이며, 그를 결박하고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하는 더 강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이제 귀신을 내쫓으며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악의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악보다 강한 하나님의 통치가 침투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다. 이 말씀은 한 번의 부주의한 말이나 의심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영원히 닫힌다는 뜻이 아니다. 서기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선한 일을 분명히 보고도 의도적으로 사탄의 일이라고 불렀다. 성령 모독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선을 악이라고 뒤집는 지속적인 태도다. 자신이 이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 자체는 이런 완고함과 다르다(Lane, Mark 3:28–30).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가족 (3:31–35)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그분을 불렀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고 물으신 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혈연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형성되고 있음을 선언하셨다.

이 단락은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장면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가족이 밖에 서 있는 장면으로 돌아온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놓인다. 이 배열은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참된 내부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4.3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4:1–20)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1–9)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 때문에 배에 앉아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당시 씨를 넓게 뿌린 뒤 밭을 가는 방식도 있었으므로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강조점은 농부의 실수보다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차이에 있다.

마태복음도 같은 비유를 기록하지만 더 많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한 장에 모아 놓는다(마 13장). 마가는 앞에서 예수님의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에 이어 이 비유를 배치함으로써, 누가 참으로 말씀을 듣는 내부자인지를 묻게 한다. 같은 비유라도 마가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가까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길가의 씨는 새들이 먹었고, 돌밭의 씨는 뿌리가 없어 햇볕에 말랐으며, 가시덤불 사이의 씨는 기운이 막혔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실패가 많아 보이지만 마지막 수확은 놀랍도록 풍성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와 오해를 만나도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당장의 반응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4:10–12)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 열두 제자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여기서 “비밀”은 소수만 아는 암호가 아니라,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는 것은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반응이다.

예수님은 이사야 6:9–10을 인용하여 사람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실한 회개를 원하는 사람을 일부러 막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의 문맥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완고함이 마침내 심판이 된다. 비유는 겸손히 듣는 사람에게 진리를 밝히지만,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그 완고함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씀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은혜로운 초청이면서 엄중한 경고다.




비유의 해설 (4:13–20)

예수님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셨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듣는 즉시 사탄이 빼앗아 간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네 종류의 땅은 사람을 미리 고정된 네 부류로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피상적인 열광이나 잠깐의 반응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들음이다. 복음은 좋은 땅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해져야 하며,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4.4 감추어졌으나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4:21–25)

등불은 됫박 아래나 침상 밑에 감추어 두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놓기 위해 가져온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당시에는 작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데 있다. 예수님이 당장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으신 것도 영원히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다.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깊이 깨닫게 되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졌다고 여긴 이해마저 잃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모으는 데서 오지 않고, 주어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라난다.

4.5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 (4:26–34)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뒤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는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지 못한다. 땅은 줄기와 이삭과 충실한 곡식을 차례로 내고, 곡식이 익으면 추수 때가 왔으므로 낫을 댄다. 이 비유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지만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조급함이나 능력으로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으로 확실히 자란다. 추수는 완성과 함께 마지막 심판도 떠올리게 한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을 강조한다면(마 13:24–30, 36–43), 마가의 이 비유는 사람이 성장 과정을 다 통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자라게 하신다는 확실성에 초점을 둔다. 두 비유 모두 성급한 판단과 조급함을 경계하고 마지막 완성을 하나님께 맡기게 한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자라면 큰 풀 가운데 하나가 되어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다. 이것은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에스겔 17:22–24와 다니엘 4:12의 왕국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이 크며, 여러 사람이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식물학적 정의를 하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잘 알던 작은 시작과 큰 결과의 대조를 사용한 것이다(Stein, Mark 4:30–32).

마태복음은 겨자씨 비유를 누룩 비유와 짝지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과 퍼져 가는 능력을 보여 준다(마 13:31–33). 또한 보화, 진주, 그물 비유를 덧붙여 하나님 나라의 비할 수 없는 가치와 마지막 구분을 강조한다(마 13:44–50). 반면 마가는 두 종류의 씨 비유를 이어 배치하여, 작고 감추어진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확실하게 성장시키신다는 점에 집중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따라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셨다. 이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도 계속 예수님께 듣고 배워야 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길은 한 번의 통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거듭 듣는 제자의 길이다.






5. “그가 누구이기에?” (4:35–6:6a)

5.1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 (4:35–41)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다. 항해 중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어부 경험이 있는 제자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참된 인간성과 지친 몸을 보여 주지만, 곧이어 일어난 일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 교사가 아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구약에서 거센 바다를 다스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시 65:7; 89:9; 107:23–30). 예수님은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는 선지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리셨다. 앞에서 씨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듯, 혼돈의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다. 믿음은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태도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다음 사건들을 여는 중심 질문이 된다(Edwards, Mark 4:35–41).

5.2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심 (5:1–20)

예수님이 바다 건너 이방 지역에 이르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는 쇠사슬과 고랑도 끊을 만큼 강했지만 누구도 그를 제어하거나 회복시키지 못했다.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있었을 뿐 구원할 수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시자 “군대”라고 답했는데,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권위와 대등하지 않았다. 귀신들은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뒤 돼지들에게 들어갔다. 약 이천 마리의 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은 악한 세력의 파괴적인 성격과 그 사람을 지배했던 권세의 심각성을 눈에 보이게 드러낸다. 동시에 귀신들조차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행동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사람들이 와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을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요청했다. 큰 능력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 익숙한 질서와 경제적 안전이 흔들릴 때 사람은 구원자까지 밀어낼 수 있다.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행하신 큰일과 베푸신 긍휼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의 요청이 거절된 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고 사람들은 놀랐다. 다른 지역에서는 침묵을 명하셨지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비교적 적은 이방 지역에서는 그를 증인으로 보내셨다. 복음의 증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리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긍휼을 전하는 일이다.

5.3 좌절을 견디는 믿음 (5:21–43)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넣는다. 두 사건은 서로를 해석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회당장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인은 처지가 크게 달랐지만 모두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다. 야이로의 딸은 열두 살이었고 여인은 열두 해 동안 병을 앓았다. 예수님은 높은 지위의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모두 돌보시며, 지체와 죽음도 그분의 구원을 막지 못한다.


야이로가 딸을 위해 간청함 (5:21–24)

예수님이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모였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 달라고 간청했다. 회당의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딸을 향한 사랑과 절박함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함께 가셨지만 많은 무리가 에워싸 길을 더디게 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음 (5:25–34)

한 여인은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재산도 다 썼지만 상태가 더 나빠졌다. 지속적인 출혈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의식적 부정으로 인한 사회·종교적 고립을 가져왔다(레 15:25–27).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여 무리 속에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자 출혈이 즉시 멎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는지 물으셨다. 이는 주술적인 접촉이나 옷 자체가 여인을 고쳤다는 오해를 막고, 숨어 있던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질문이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말하자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선언하셨다. 믿음 자체가 독립적인 치료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의 구원을 붙든 통로였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병만 멈추게 하지 않고 그를 “딸”이라 부르며 공동체와 평안의 삶으로 돌려보내셨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5:35–43)

예수님이 여인과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다.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을 더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인에게 베푸신 자비로운 지체가 야이로에게는 희망을 잃게 한 지연처럼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은 상황이 원하는 때에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신뢰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자 울던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는 소녀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깨울 수 있는 잠과 같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달리다굼”,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하셨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지만(민 19:11), 여기서도 죽음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이 소녀에게 전달되었다.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이 세심한 명령은 회복이 실제적이며 온전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명하셨다. 그분의 정체는 놀라운 기적만으로 오해 없이 알려질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야이로는 자신이 기대했던 병의 치유보다 더 큰 은혜, 곧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았다.

5.4 고향에서 배척받은 선지자 (6:1–6a)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지낸 목수, 마리아의 아들, 형제자매가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보았다. 질문은 놀라움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익숙한 정보가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앞에서 가족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과 이어지며,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음을 다시 보여 준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는 불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뜻이 아니다. 은혜의 표적을 완고한 불신앙을 만족시키는 구경거리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놀랍게 여기셨다. 거라사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했고,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그분을 배척했다. 제자들은 이 두 배척을 가까이에서 보며 곧 자신들이 파송될 때 겪을 반응을 미리 배운다. 예수님은 배척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변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계속 가르치셨다.






6.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심 (6:6b–7:23)

6.1 제자도의 대가: 파송과 세례 요한의 죽음 (6:6b–30)


열두 제자를 보내심 (6:6b–13)

예수님은 주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신 뒤 열두 제자를 둘씩 보내셨다. 이는 3:14–15에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실행되는 장면이다. 둘씩 보낸 것은 서로 돕게 하고 그들의 증언에 신뢰성을 더해 주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는 개인의 영적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보내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빵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신발은 신되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가난 자체를 이상화하거나 모든 시대의 선교 여행에 똑같은 준비 규칙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들이 불필요한 안전장치에 의지하지 않고 보내신 주님과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환대를 신뢰하도록 훈련하신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야 했다. 더 좋은 대접을 찾아 옮겨 다니지 말라는 뜻이다.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곳에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다. 이는 분노의 행동이라기보다 복음을 거절한 책임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였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독립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했다.




세례 요한의 죽음 (6:14–29)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거나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와 같은 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이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워했다. 마가는 여기서 시간을 거슬러 요한의 죽음을 설명한다. 열두 제자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길에 고난과 죽음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레 18:16; 20:21).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했으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당황하면서도 기꺼이 들었다. 그러나 진리를 흥미롭게 듣는 것과 회개하여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헤롯은 체면과 욕망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옳다고 알던 사람을 죽였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헤롯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경솔하게 맹세했다.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다. 헤롯은 몹시 근심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명령을 거두지 않았다. 악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회개하고 철회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감옥에서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권력을 가진 헤롯은 오히려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헤롯의 화려한 잔치에서는 한 의인의 생명이 빼앗겼다. 이어지는 광야의 식탁에서는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 대조는 세상 권력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 준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겪으실 부당한 죽음을 미리 비추며, 파송된 제자들에게도 사역의 성패를 안전과 인기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친다(Edwards, Mark 6:14–29).




사도들이 돌아옴 (6:30)

보냄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보고했다. 마가는 여기서 그들을 “사도들”, 곧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독립된 사역을 세우지 않고 보내신 분께 돌아와 보고했다. 교회의 선교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시작되고 그분께 돌아가는 사역이어야 한다.

6.2 오천 명을 먹이심 (6:31–44)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고 하셨다.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도 쉼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님은 계획이 방해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돌볼 참된 지도자를 세워 달라는 모세의 기도와, 자기 양 떼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민 27:17; 겔 34:5, 11–16). 예수님은 먼저 많은 것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를 주변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진 것이 얼마인지 알아보게 하셨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무리를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다.

예수님은 무리를 푸른 풀밭에 백 명 또는 오십 명씩 앉게 하셨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는 시편 23편의 모습과, 광야에서 질서 있게 모인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은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소수의 빵으로 백 명을 먹인 엘리사보다 크신 분으로 나타나신다(왕하 4:42–44).

기적은 제자들이 작은 자원으로 원하는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공급의 근원은 예수님이며, 제자들은 그분이 주신 것을 무리에게 나누는 일에 참여한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말씀과 음식으로 돌보셨다. 교회 역시 사람을 숫자나 부담으로 보지 않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충실히 나누어야 한다.

6.3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심 (6:45–52)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뒤 무리를 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밤이 깊었을 때 제자들은 맞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새벽 무렵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앞에서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여기서는 바다 자체를 밟고 오셨다. 구약은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묘사한다(욥 9:8; 시 77:19).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은 무관심하게 지나치려 했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 앞을 지나가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출 33:19–23; 왕상 19:11).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셨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자기 확인일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도 울려 퍼진다고 볼 수 있다(출 3:14; 사 43:10).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지만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마가는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고 설명한다. 기적을 직접 보아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과 제자들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기록한다(마 14:28–33). 반면 마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의 둔함을 강조한다. 마가의 독자는 제자들을 비웃기보다 같은 실패가 자신에게도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6.4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심 (6:53–56)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침상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려왔다. 마을과 도시와 촌락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자들이 모였고, 사람들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이 나았다는 말은 옷 자체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 이 장면은 고향의 불신앙과 대조되며 그분의 자비가 특정한 장소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6.5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7:1–23)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 곧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위생을 위한 손 씻기 자체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의식적 정결 문제였다. 마가는 유대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그들의 씻는 관습을 설명한다.

예수님은 이사야 29:13을 인용하여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셨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고,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교훈처럼 가르쳤다. 전통 자체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문제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심지어 그 계명을 무효로 만들 때 생긴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고르반”의 관행을 예로 드셨다(출 20:12; 21:17).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하면 부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었다. 종교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부모를 돌볼 책임을 피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과 책임을 무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조차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간다고 설명하셨다. 많은 번역은 이어지는 문장을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는 뜻으로 옮긴다. 이 선언은 음식 규정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 주지만, 당시 제자들이 그 결과를 즉시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사도행전 10–11장에서 베드로도 이 문제를 다시 배워야 했다.

마가는 음식에 관한 설명과 악의 목록을 자세히 기록하여 정결 문제의 중심을 인간의 마음으로 옮긴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방탕, 시기, 비방, 교만과 어리석음은 모두 사람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몸 밖에 있는 음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죄로 기울어진 마음에 있다. 따라서 외적 규칙을 더 많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참된 정결에 이를 수 없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되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종교적 외형으로 자신을 감추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순종과 사랑을 구하게 된다.






7. 이방인들에게 증언하심 (7:24–8:9)

7.1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7:24–30)

예수님은 두로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숨을 수 없었다. 한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출신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계속 간청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는 민족과 종교와 성별의 경계를 모두 넘어선 사람이었지만, 딸을 위한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은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이방인을 모욕하는 인종적 경멸로 읽어서는 안 되지만, 듣기 편한 말로 약화해서도 안 된다.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되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이르는 구속사의 순서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사역하셨으며, 그 사명에서 벗어나 기적만 베푸는 분으로 이용될 수 없었다.

여인은 그 순서를 부정하거나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자녀보다 먼저 대접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만큼 풍성하다는 사실을 붙들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절만 듣지 않고 은혜의 문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인해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고 선언하셨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떠나 있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악한 영을 다스리셨으며, 이방 여인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다. 마태복음은 그를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고,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침묵을 기록하며, 마지막에 “네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명시한다(마 15:21–28). 마가는 짧은 대화 자체에 초점을 두어 여인의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믿음을 드러낸다.

7.2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심 (7:31–37)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려와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은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 기적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셨다. 이는 치료 기술이나 모든 치유가 따라야 할 의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의 귀와 혀를 회복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알려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신 뒤 아람어로 “에바다”, 곧 “열려라”고 말씀하셨다. 그 탄식에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의 고통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다(Lane, Mark 7:31–37).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매인 것이 풀려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말 더듬는 사람”에 사용된 표현은 헬라어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35:6에 나타나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때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 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한다고 약속한다.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사 35:4–6).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사람들은 더욱 널리 알렸다. 그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고 감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다는 선언을 떠올리게 한다(창 1:31). 그러나 감탄하면서도 침묵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기적에 놀라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같지 않다.

7.3 사천 명을 먹이심 (8:1–9)

큰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다.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수 있었고,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빵을 구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에게는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었다. 약 사천 명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은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첫 번째 떡 기적의 숫자들과 상징을 지나치게 암호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부족함이 예수님의 긍휼과 공급을 막지 못했고, 제자들이 다시 그 공급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이어진 사역의 절정으로 읽을 수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이제 이방 지역의 무리가 풍성한 빵을 먹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왔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으며, 예수님의 메시아적 잔치는 이방인에게까지 열린다.




8A. 가려진 눈을 열어 주심 (8:10–26)

8A.1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 (8:10–13)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역에 이르자 바리새인들이 나와 논쟁하며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 그들은 증거가 전혀 없어서 묻는 중립적인 탐구자들이 아니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와 축귀와 떡 기적을 접하고도, 그분을 믿지 않을 구실로 자신들이 정한 방식의 표적을 요구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이 탄식하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불신앙의 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다. 믿음은 증거를 무시하지 않지만, 표적을 아무리 보아도 마음이 완고하면 계속 새로운 증거만 요구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마 16:1–4). 마가는 요나의 표적을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절을 그대로 강조한다. 마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궁극적 표적을 내다보게 한다면, 마가는 완고한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과 떠나심에 초점을 둔다.

8A.2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누룩 (8:14–21)

제자들은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 배 안에 빵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자, 제자들은 빵이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의논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 반죽 전체에 퍼진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완고한 불신앙과 헤롯이 보여 준 세속적 욕망과 권력의 영향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고 책망하셨다. 이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물으셨다. 이는 우상과 완고한 백성을 묘사하는 구약의 언어를 떠올리며(렘 5:21; 겔 12:2), 앞에서 비유를 깨닫지 못한 외부자에게 적용되었던 경고가 이제 제자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자라고 해서 둔함의 위험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오천 명에게 빵 다섯 개를 나눌 때 열두 바구니, 사천 명에게 일곱 개를 나눌 때 일곱 광주리가 남았던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 제자들의 문제는 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내신다. 이 책망은 제자들을 버리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 더 깊은 이해로 이끄시는 질문이다.

8A.3 벳새다의 맹인을 단계적으로 고치심 (8:22–26)

예수님이 벳새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와 손을 대어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앞의 귀먹은 사람처럼 무리의 구경거리에서 벗어나 한 사람을 세심하게 대하셨다.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신 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다.

그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답했다. 시력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시 눈에 손을 얹으시자 그는 자세히 보게 되었고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첫 시도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마가가 기록한 기적 가운데 이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진 치유는 이 사건뿐이다.

이 치유는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와, 바로 뒤에서 이어질 베드로의 고백과 오해를 연결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기 시작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아직 흐리게 본다. 그들의 눈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며 더 분명히 열려야 한다. 이 상징적 기능은 이 사건의 실제 치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 상태도 함께 보여 준다는 뜻이다(Edwards, Mark 8:22–26).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기적을 공개적인 흥분의 재료로 만들지 않으신 것이다. 육체의 눈과 영적인 눈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제자의 성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불완전한 깨달음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고 밝히 보도록 계속 이끄신다.






II.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십자가·부활 (8:27–16:20)


8B.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이 드러남 (8:27–9:29)

8B.1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 (8:27–30)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지만 6:14–15에서 보인 평가보다 더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님에 관한 높은 평가도 그분의 참된 정체를 놓칠 수 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옳았고 마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반응은 그가 그리스도의 뜻을 아직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음을 보여 준다. 벳새다 맹인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본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분은 보았지만 그분이 가실 길은 분명히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을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충만하게 기록하고, 예수님의 칭찬과 반석 및 교회에 관한 말씀을 덧붙인다(마 16:16–19).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짧은 고백에서 곧바로 수난 예고와 베드로의 실패로 나아간다. 이는 베드로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칭호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해 그 칭호의 의미를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당시 메시아라는 말은 정치적 해방과 민족적 승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전하면 오히려 그분을 잘못 알릴 수 있었다. 침묵 명령은 부활 이후 십자가와 함께 선포될 온전한 복음을 준비한다.

8B.2 첫 번째 수난 예고와 제자의 길 (8:31–9:1)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8:31). “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함을 나타낸다. 그 길은 고난받는 의인과 버림받은 종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다(시 22편; 사 52:13–53:12). 예수님은 이 일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책망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랑과 충성심에서 말했을 수 있지만, 고난 없는 메시아를 원한 생각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유혹이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8:33). 베드로가 사탄 자체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라는 그의 말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목적과 같았다는 뜻이다. “내 뒤로”라는 명령은 스승을 앞에서 이끌려 하지 말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 따르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까지 불러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8:34). 자기 부인은 자신의 존재나 모든 소망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당시 십자가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수치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의 자리로 가는 형벌이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일상의 불편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충성을 위해 손해와 수치와 죽음까지 감수한다는 뜻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8:35–37). 예수님은 현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참된 생명의 가치는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생명은 예수님께 맡길 때 보존된다고 가르치신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8:38). 지금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장차 심판과 영광의 인자로 오신다(단 7:13–14). 제자는 현재 사람들의 인정과 마지막 날 주님의 인정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곳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다(9:1). 이 말씀은 곧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 제자는 그곳에서 장차 완전히 드러날 왕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는 더 넓은 사건들과 연결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하나만 배타적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8B.3 변화산에서 영광이 드러남 (9:2–8)

엿새 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옷은 세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났다. 이것은 예수님이 밖에서 새로운 영광을 빌려 입으신 것이 아니라 평소 가려져 있던 그분의 영광이 잠시 드러난 사건이다. 바로 앞에서 수치와 죽음을 말씀하신 인자가 본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준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종말에 관한 기대와 연결되었다. 그러나 장면의 중심은 세 인물이 동등하게 서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 베드로는 세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영광을 붙잡아 두고 싶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산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셔야 했다.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다. 구름은 시내산과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린다(출 24:15–18; 40:34–38).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약속을 생각나게 한다(신 18:15).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시다. 특히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갑자기 제자들이 둘러보니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최종적으로 들어야 할 분은 그분이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신적 영광과 장차 올 나라를 미리 보여 준다.

8B.4 엘리야와 인자의 고난 (9:9–13)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변화산의 영광도 십자가와 부활 없이 전하면 승리와 능력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메시아 이해를 낳을 수 있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 일반적인 마지막 부활을 믿었다 해도 한 사람이 먼저 죽고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제자들은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지 물었다. 말라기 4:5–6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인정하시면서, 인자도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받는다고 기록된 사실을 함께 물으셨다. 영광의 준비와 고난의 길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며 사람들이 기록된 대로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하셨다.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한이 배척과 죽음을 겪었듯 그가 준비한 인자도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8B.5 연약한 믿음과 강한 구원자 (9:14–29)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오자 큰 무리가 다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한 아버지가 말 못 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아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귀신은 아이를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했고 몸을 굳게 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산 아래에는 고통과 논쟁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는 영광만 머물러 바라보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로 내려와야 한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고 탄식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다(9:19). 이는 아버지만을 책망하는 말이라기보다 제자들과 논쟁자와 무리를 포함한 세대 전체의 불신앙을 향한 탄식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으셨고, 그는 어릴 때부터였다고 답했다(9:20–21). 질문은 예수님이 정보를 몰라서라기보다 아버지가 오랜 고통을 그분 앞에 모두 말하게 하며 상황의 깊이를 드러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9:22).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답하셨다(9:23).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가능성의 근원은 믿음의 강도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다(9:24). 이 말은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완전한 확신을 만들어 온 뒤에야 돕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믿음의 간청에 응답하셨다. 귀신을 꾸짖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은 아이를 심하게 경련시키고 나갔다(9:25–26). 아이가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일어났다(9:27). 이 표현은 죽음 같은 지배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 준다.

집에 들어간 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물었다. 예수님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9:28–29). 일부 후대 사본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기록하지만 이곳에서는 “기도”가 더 이른 본문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나 더 강한 주문을 익히라는 데 있지 않다. 제자들은 전에 받은 권위를 자신이 소유한 능력처럼 사용하려 했을 수 있지만, 사역의 능력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 마태복음은 이 대목에서 겨자씨만 한 믿음을 강조하고(마 17:20), 마가는 기도를 강조한다. 둘 다 믿음의 양이나 제자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이다(Stein, Mark 9:28–29).




9. 오직 제자도 (9:30–50)

9.1 두 번째 수난 예고 (9:30–32)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면서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무리의 사역보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두 번째로 예고하셨다(9:31). 첫 번째 예고와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은 함께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패배로 끝나지 않지만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를 건너뛰지 않는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9:32). 이해하지 못할 때 질문하는 것이 제자의 바른 태도이지만, 그들은 책망이나 불편한 답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 곧이어 누가 큰지를 다툰 사실은 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보다 영광스러운 왕국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자도는 쉽게 자기 성공을 위한 길로 바뀐다.

9.2 누가 큰가를 다투는 제자들 (9:33–37)

가버나움의 집에 이르자 예수님은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는지 물으셨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지를 다투었기 때문에 침묵했다(9:33–34).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 말씀하신 바로 그 길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논했다. 그들의 침묵은 스스로도 그 논쟁이 예수님의 길과 맞지 않음을 알았다는 표시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9:35).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이나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새롭게 정의하셨다. 이 원리는 10:45에서 자신의 섬김과 대속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품에 안으셨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9:36–37).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답할 능력이 없는 작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드러난다.

9.3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범위보다 크다 (9:38–41)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았다고 보고했다. 조금 전까지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사역을 통제하려 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기 집단의 경계를 앞세웠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그를 막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곧바로 그분을 비방하기는 어렵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9:39–40). 이는 모든 가르침과 행동을 분별 없이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높이는 사역이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승인한 작은 범위보다 크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을 주는 작은 섬김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9:41).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는 능력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신을 내쫓는 일과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일이 나란히 언급됨으로써, 예수님을 위한 평범한 친절도 그분이 기억하시는 참된 섬김임을 보여 준다.

9.4 죄를 단호히 버리라는 제자도의 요구 (9:42–50)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셨다.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는 말씀은 약한 신자를 죄와 불신앙으로 밀어 넣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9:42). 교회의 힘과 자유는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는 책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 버리거나 빼 버리라는 말씀은 신체를 실제로 훼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죄를 단호하게 다루라는 충격적인 과장법이다(9:43–48). 손은 행동, 발은 가는 길, 눈은 욕망과 시선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습관과 관계와 유익이 계속죄로 이끈다면 고통스러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끊어야 한다. 온전한 몸으로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해를 입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 힌놈 골짜기에서 나온 말이다. 그곳은 과거 우상 숭배와 자녀 희생이 행해졌고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었다(왕하 23:10; 렘 7:31–32).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사야 66:24을 인용하여 마지막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낸다. 이 표현들의 세부를 지나치게 그림처럼 구성하기보다, 죄와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중심 경고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해석이 쉽지 않다(9:49). 불을 제자가 겪을 시험과 정결로 보거나 마지막 심판과 연결하는 견해가 있다. 이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문맥을 보면, 제자는 희생과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성품을 지니고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야 한다(9:50). 정확한 상징의 모든 세부를 단정하기보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충실하며 서로 평화를 이루라는 결론이 분명하다.




10. 유대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10:1–52)

10.1 제자도와 결혼 (10:1–12)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다(10:2). 당시 논쟁은 이혼이 가능한가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까지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헤롯 안디바의 불법적인 결혼을 지적한 세례 요한이 죽은 지역과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문에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을 수 있다.

예수님이 모세가 무엇을 명했는지 물으시자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다고 답했다(신 24:1–4). 예수님은 그 규정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다(10:3–5). 신명기의 규정은 이혼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는 이혼 속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무질서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죄로 인한 양보를 창조의 뜻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창조의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셨다(창 1:27; 2:24). 이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다(10:6–9). 결혼은 개인이 편의에 따라 시작하고 끝내는 계약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한 몸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가볍게 버리는 태도는 배우자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훼손한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묻자 예수님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첫 배우자에게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여성에게도 같은 책임을 적용하셨다(10:10–12). 마가복음은 예외 조항을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성적 부정에 관한 예외를 언급한다(마 19:9). 성경 전체를 따라 이혼과 재혼의 복잡한 상황을 판단할 때에는 예수님의 결혼 언약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중심에 두면서도, 성적 배신·버림·폭력처럼 죄로 깨진 현실과 피해자의 안전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을 고통받는 배우자에게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라고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2 제자도와 어린아이들 (10:13–16)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제자들은 얼마 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9:36–37), 여전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방해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분히 여기셨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은 작은 사람을 막는 일이 그분에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10:14). 어린아이가 순진하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 힘과 자격을 주장할 수 없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 획득하는 보상이 아니라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10:15). 이는 생각 없이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제자들이 밀어낸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품으신다.

10.3 제자도와 재물 (10:17–31)

예수님이 길을 떠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라고 물었다(10:17). 그는 진지했지만 영생을 자신의 행위로 얻는 성취처럼 생각했다. “상속받다”라는 말 자체는 영생이 선물임을 암시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느냐고 물으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셨다(10:18). 이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선함이나 신성이 없다고 부정한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볍게 사용한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선함의 기준과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치신 것이다. 이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일과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셨다(10:19).

그는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답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시선은 마가복음만 기록하는 중요한 세부다. 예수님의 다음 명령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냉정한 시험이 아니라, 그를 붙잡은 우상에서 해방하여 참된 생명으로 부르는 사랑의 요청이었다(Edwards, Mark 10:21).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를 쌓은 뒤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다(10:21).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재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전부 처분하라는 보편적 규칙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도 이 말씀의 급진성을 피할 수 없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과 주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10:22). 예수님은 그가 찾던 영생을 자신을 따르는 길과 연결하셨지만 그는 재물과 예수님 가운데 재물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셨다. 제자들이 놀라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다(10:23–25). 바늘귀를 예루살렘의 작은 문이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는 믿을 만한 고대 근거가 없다. 예수님은 가장 큰 짐승과 아주 작은 구멍을 대조하는 과장법으로 인간에게 구원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셨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10:26–27). 부자만 특별히 구원받기 어렵고 다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재물은 인간이 의지하는 힘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며,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9:23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인간의 능력을 높인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었음이 여기서 더 분명해진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해 집과 가족과 밭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와 함께 백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0:28–30). 백 배의 약속은 더 많은 개인 재산을 보장하는 번영의 공식이 아니다.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과 하나님의 돌봄을 가리키며, “박해와 함께”라는 말은 제자도의 보상이 고난 없는 성공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은 인간의 평가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 준다(10:31). 부유하고 경건해 보인 사람은 슬퍼하며 떠나고, 곧 등장할 가난한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 길에 나선다. 제자는 자신의 희생이나 지위를 새 공로로 삼지 말고 끝까지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10.4 세 번째 수난 예고 (10:32–34)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보다 앞서 걸으셨다. 사람들은 놀랐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앞장서 가셨다. 열두 제자를 다시 따로 데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전보다 자세히 말씀하셨다.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사형을 선고한 뒤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방인들은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지만,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10:33–34). 종교 지도자와 이방 권력이 함께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예수님은 고난의 세부를 아시면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신다.

10.5 섬기고 생명을 내어 주는 인자 (10:35–45)

수난 예고 직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10:35–37). 예수님은 죽음과 조롱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높은 자리를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자신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자신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10:38). 구약에서 잔은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을 나타낸다(시 75:8; 사 51:17). 세례는 예수님을 덮칠 고난과 죽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도 고난에 참여하겠지만 영광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다고 말씀하셨다(10:39–40). 기도한다고 원하는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른 열 제자가 분개한 것은 그들이 더 겸손해서라기보다 같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자들이 권세를 부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며,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10:42–44). 교회의 지도력은 세상 권력의 방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섬김이어야 한다.

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다(10:45). “인자”는 다니엘 7장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떠올리지만, 이 인자는 이사야 53장의 종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 준다.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뜻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과 희생의 모범만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 매인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대신 내어 주신 생명이다(Lane, Mark 10:45).

“많은 사람”은 소수만을 뜻하기보다 이사야 53:11–12의 표현을 따라 예수님 한 분이 수많은 사람을 대신한다는 대조를 강조한다. 사람은 자기 노력과 재물과 지위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시는 길은 인자의 대속이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구하신 예수님을 따라 섬긴다.

10.6 예수님을 따라 길에 나선 바디매오 (10:46–52)

예수님이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날 때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다(10:46–47).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약속된 왕으로 부르는 메시아적 칭호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예수님의 정체를 더 분명히 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게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셨다. 조금 전 어린아이를 막았던 제자들처럼 무리는 힘없는 사람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셨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자 바디매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갔다(10:48–50). 거지에게 겉옷은 중요한 소유이자 생계를 위한 자리였을 수 있지만 그는 즉시 벗어 던졌다. 재물을 놓지 못한 부자와 대조된다.

예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지만(10:36), 그들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고 바디매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다(10:51).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보게 되었다.

바디매오는 고침받은 뒤 자기 길로 돌아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10:52). 이 길은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한 길이다. 벳새다의 맹인은 단계적으로 눈을 떴지만 바디매오는 즉시 보고 따르며, 예수님의 정체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높은 자리를 구하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믿음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눈이 열린 뒤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11.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11:1–26)

11.1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심 (11:1–11)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셨다. 누가 묻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시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셨다(11:1–3).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둔 일인지 초자연적으로 아신 것인지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예수님은 우연히 분위기에 휩쓸려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일을 주도하셨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행동은 시온의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온다는 스가랴 9:9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군마를 타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 구원하는 왕으로 오신다.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짐승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대상을 떠올리게 하며, 나귀가 예수님의 왕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의 성격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겉옷과 잎이 많은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다”라고 외쳤다(11:8–10). 이 환호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시편 118:25–26에서 나온다. “호산나”는 본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청이지만 찬양의 외침으로도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으로 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11:11). 마가의 기록에서는 환호 뒤에 즉각적인 왕위 등극이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왕과 심판자의 눈으로 살피셨고, 다음 날 행하실 일을 신중하게 준비하셨다. 마태복음은 입성 뒤 성전 행동을 곧바로 기록하지만(마 21:10–13), 마가는 하루의 간격을 밝힘으로 그 행동이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도적인 예언자적 행동임을 강조한다.

11.2 무화과나무와 성전 심판 (11:12–25)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11:12–14)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지 살피셨으나 잎밖에 없었다.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1:12–13).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한 일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배고픔 때문에 나무에 화를 내신 일이 아니라 성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상징적 행동으로 읽어야 한다.

잎이 무성하면 완전히 익은 철이 아니더라도 초기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흔히 제시된다. 식물학적 세부를 확정하기보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잎과 실제 열매의 부재라는 대조에 주목해야 한다. 구약에서도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심판을 나타낸다(렘 8:13; 호 9:10; 미 7:1). 예수님은 이제부터 아무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1:14).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11:15–19)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성전 구역을 가로질러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11:15–16). 제사에 필요한 동물과 성전세를 위한 환전 자체는 순례자들에게 필요했다. 문제는 단순히 모든 상인이 부정한 이익을 남겼다는 데만 있지 않다.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보다 종교적 거래와 제도 유지에 지배되고, 특히 이방인이 기도할 공간이 그 기능을 잃은 데 있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는 이사야 56:7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레미야 7:11을 함께 인용하셨다(11:17). 이사야의 문맥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날을 약속한다. 예레미야는 불의를 행하면서 성전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백성을 책망했다. “강도의 소굴”은 주로 성전 안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 뜻을 넘어, 밖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종교적 장소에 숨어 안전하다고 여기는 위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전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화’이면서 현재의 성전 체제에 임할 심판을 알리는 예언자적 행동이다. 예수님의 제한된 행동은 성전 기능의 중단과 다가올 멸망을 상징했다. 무화과나무처럼 성전도 잎은 무성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기도와 열매가 부족했다(Edwards, Mark 11:12–21).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찾았다. 그들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두려워했다(11:18).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경제적·사회적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보다 경고하신 분을 제거하려 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11:19).




마른 무화과나무와 믿음의 기도 (11:20–25)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답하셨다(11:20–22). 나무의 빠른 죽음은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전이 흔들리는 시대에 제자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다(11:23). 산을 옮긴다는 말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나타내는 강한 비유다. 여기서 “이 산”이 눈앞의 성전산을 특별히 가리키며 낡은 성전 질서의 제거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일반적으로 큰 장애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문맥상 성전 심판과의 연결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하나의 의미로만 단정할 필요는 없다(Stein, Mark 11:22–23).

이 말씀은 강하게 확신하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강조점은 믿음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에 있다.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해해야 한다(11:24).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신다(14:36).

기도할 때 원망할 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은 믿음의 기도를 인간관계와 분리할 수 없게 한다(11:25). 일부 후기 사본에는 마태복음 6:15과 비슷한 26절이 덧붙지만, 그 문장이 없어도 용서와 기도의 관계는 25절에 분명하다.






12. 예수님과 산헤드린의 대립 (11:27–12:44)

12.1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11:27–33)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 물었다(11:27–28). 이 세 집단은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질문은 성전에서 행동할 예수님의 공식 자격을 묻는 것이었지만, 진리를 배우려는 중립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먼저 대답하라고 하셨다(11:29–30).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가리켰으므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는 책망을 받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를 두려워해야 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보다 어떤 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11:31–33). 이는 질문에 답할 수 없어서 피하신 것이 아니다. 이미 주어진 빛을 고의로 거부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12.2 악한 농부들과 보냄받은 아들의 비유 (12:1–12)

예수님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과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떠난 이야기를 하셨다(12:1). 이 장면은 하나님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들포도만 맺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사야 5:1–7을 분명히 떠올리게 한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농부들은 백성을 맡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주인은 때가 되어 소출의 몫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종의 머리를 치고 모욕했으며, 또 다른 종은 죽였다. 주인이 많은 종을 거듭 보냈지만 어떤 종은 맞고 어떤 종은 죽임을 당했다(12:2–5).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인내로 보내셨지만 백성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절하고 박해한 역사를 보여 준다.

주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12:6).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의 세례와 변화산에서 들린 하늘의 음성을 떠올린다(1:11; 9:7).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진 아들이시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상속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여 포도원 밖에 버렸다(12:7–8). 이 비유는 지도자들이 곧 예수님을 죽일 일을 직접 폭로한다.

포도원 주인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12:9). 이는 하나님의 백성전체를 민족적으로 버린다는 단순한 선언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불충실한 지도자들에게서 책임을 거두어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심판이다. 새 공동체도 혈통이나 명칭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시편 118:22–23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12:10–11). 입성 때 무리가 같은 시편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새 성전의 기초로 세우실 돌을 버린다. 예수님의 죽음은 악한 사람들의 실제 책임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자기 구원 계획의 중심으로 삼으신다.

지도자들은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떠났다(12:12). 그들은 비유를 이해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의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셨다.

12.3 바리새인들의 시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12:13–17)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들을 보냈다. 바리새인은 로마 지배에 비판적이었고 헤롯당은 헤롯 왕조와 로마 체제에 협력했지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에는 손을 잡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친다고 아첨한 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다(12:13–14).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억압에 반대하는 백성의 지지를 잃을 수 있고, 내지 말라고 하면 반란을 선동한 사람으로 고발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다.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과 신적인 칭호를 담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했다(12:15–16).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다(12:17). 이는 국가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도, 삶을 정치와 종교라는 서로 무관한 두 영역으로 나누라는 말도 아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 세금으로 돌려줄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창 1:26–27). 국가의 정당한 책임은 감당하되 황제에게 하나님께만 드릴 예배와 최종 충성을 바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리가 가이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판단한다.

12.4 사두개인들의 시험: 부활과 결혼 (12:18–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들은 주로 제사장 귀족층과 연결되었고 성전 체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라는 수혼법을 근거로 질문했다(신 25:5–6). 일곱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와 결혼하고 모두 자녀 없이 죽었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다(12:18–23).

그 질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극단적인 가정이었다.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결혼 관계가 그대로 연장되는 방식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조롱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잘못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12:24). 부활은 현재 삶을 단순히 끝없이 연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일으키시는 창조적 사건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다(12:25). 부활한 사람이 천사가 되거나 인격과 관계를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죽음이 없으므로 생명을 이어 가기 위한 결혼과 출산의 질서가 지금과 같지 않다는 뜻이다. 현재의 귀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현재의 제도를 넘어서는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3:6을 인용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12:26).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12:27). 조상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 관계는 죽음으로 폐기되지 않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확실성은 인간 영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근거한다.

12.5 서기관의 질문: 가장 큰 계명 (12:28–34)

한 서기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다(12:28). 앞선 질문자들과 달리 마가는 그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많은 계명을 어떻게 요약하고 중심을 잡을 것인지는 당시에도 중요한 논의였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라는 신명기 6:4의 쉐마를 인용하셨다. 이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12:29–30; 신 6:5). 하나님이 한 분이시므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적 충성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18을 둘째 계명으로 연결하셨다(12:31).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착취할 수 없다. 모든 계명은 이 두 사랑 안에서 방향을 찾으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낫다고 대답했다(12:32–33). 이는 선지자들이 제사보다 순종과 인애를 요구한 말씀과 통한다(삼상 15:22; 호 6:6). 성전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점은 더욱 의미가 크다.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다(12:34). “멀지 않다”는 말은 지식과 동의가 중요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과 같지는 않음을 암시한다. 가장 큰 계명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12.6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12:35–37)

사람들이 더 이상 감히 질문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며 질문하셨다. 서기관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다윗 자신은 성령 안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12:35–36; 시 110:1).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바디매오의 호칭도 받아들이셨다(10:47–48). 질문의 요점은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이며 정치적 왕권을 회복할 인물보다 크다는 데 있다.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부른다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높으며 하나님 오른편에서 통치하실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설명하는 공식은 아니지만, 그분의 정체가 일반적인 메시아 기대를 넘어섬을 드러낸다. 많은 무리는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12:37).

12.7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와 과부의 두 렙돈 (12:38–44)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고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다(12:38–39). 문제는 옷이나 인사 자체가 아니라 경건을 이용해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욕망이었다. 그들은 길게 기도하여 거룩해 보이면서 과부의 재산을 삼켰고,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12:40). 말씀을 가르치는 지위가 약한 사람을 섬기는 책임이 아니라 착취하는 수단이 되면 심판도 더 무겁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돈을 넣는 모습을 보셨다. 많은 부자가 큰돈을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아주 적은 돈을 넣었다(12:41–42).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그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12:43–44).

이 말씀은 흔히 과부의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칭찬한 것으로 읽혀 왔다. 그의 적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희생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예수님은 금액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보신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과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거나 직접 칭찬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고 책망했고, 바로 뒤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다(13:1–2).

따라서 이 장면은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 주는 동시에, 가난한 과부가 생계를 위한 마지막 돈까지 내도록 만든 성전 체제에 대한 슬픈 고발로 읽을 수 있다. 두 의미는 반드시 서로 배제되지 않는다. 과부의 진실한 헌신은 귀하지만, 종교 지도자는 이 본문을 가난한 사람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약한 사람의 재산을 삼키는 종교와,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차이를 보아야 한다(Edwards, Mark 12:38–44; Lane, Mark 12:41–44).




13. 고난 가운데 깨어 있으라 (13:1–37)

13.1 성전 파괴를 예고하심 (13:1–2)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웅장한 돌과 건물을 보라고 말했다. 헤롯이 확장한 성전은 거대한 돌과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했고 유대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건물들을 보느냐고 물으신 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3:1–2).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사건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돌 하나도”라는 말은 모든 작은 돌이 문자적으로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측량 보고가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나타내는 강한 표현이다. 제자들에게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전의 멸망은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종교 제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바로 앞에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성전마저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는다.

13.2 미혹과 박해 가운데 끝까지 견디라 (13:3–13)

예수님이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물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표적이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다(13:3–4). 제자들은 성전 멸망과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했을 수 있다. 예수님은 날짜를 바로 알려 주지 않고 먼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13:5).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여러 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나, 이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13:6–8). 전쟁과 재난은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며 신음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사건 하나를 볼 때마다 곧바로 종말 날짜를 계산할 표시는 아니다. 예수님의 첫 명령은 계산이 아니라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했다.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를 맞으며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왕들 앞에 서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13:9). 박해는 복음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가 된다. 복음은 먼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13:10). “먼저”라는 말은 제자들이 세계 선교의 완성 시점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보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의 증언이 멈추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야 한다는 사명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고 가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주어지는 말을 해야 하는데, 말하는 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이다(13:11). 이는 설교와 변론을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일반 원칙이 아니라 박해의 법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라는 약속이다. 제자의 증언은 자신의 재치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기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할 것이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13:12–13). 인내가 구원의 공로라는 뜻은 아니다. 참된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교회는 고난받는 신자를 혼자 버티게 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13.3 멸망의 가증한 것과 피난의 긴급성 (13:14–18)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다(13:14).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숭배적 권력을 가리킨다(단 9:27; 11:31; 12:11). 먼저는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과 연결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더럽히며 멸망시킬 사건을 가리킨다.

마가는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덧붙인다.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주후 66–70년 유대 전쟁 중 성전을 장악한 폭력 세력이나 로마 군대와 군기, 또는 성전 파괴를 가져온 적그리스도적 권력을 가리킨다고 본다. 표현이 문법적으로 한 인물을 암시할 가능성도 있다. 마태복음은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된 것임을 명시한다(마 24:15). 어느 세부를 택하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세력이 나타날 때 심판이 임박했다는 중심 뜻은 같다.

그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13:15–16). 임신한 사람과 젖먹이는 어머니에게 특히 어려운 날이 될 것이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13:17–18). 이처럼 구체적인 피난 명령은 이 부분이 우선 실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닥칠 역사적 재난을 가리킴을 보여 준다. 믿음은 위험을 무시하고 성전에 남아 있는 무모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피하는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

13.4 큰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들 (13:19–23)

그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13:19). 이는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의 끔찍한 고통을 나타내는 예언자적 과장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내다보는 말로도 읽을 수 있다. 성전 멸망은 하나의 역사적 재난이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 된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이셨다(13:20). 고난의 범위와 기간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은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보존하신다는 위로다.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말아야 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가능하면 택하신 사람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이다(13:21–22). 놀라운 현상 자체가 진리를 보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에 맞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미리 말했다”고 하셨다(13:23). 예언의 목적은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충실하게 견디게 하는 데 있다.

13.5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심 (13:24–27)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13:24–25). 이 언어는 우주의 물리적 변화만을 묘사한다기보다 구약에서 제국의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한 묵시적 언어를 가져온다(사 13:10; 34:4; 욜 2:10). 따라서 예루살렘과 옛 질서의 붕괴를 묘사한다고 보는 견해와 마지막 우주적 심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13:26). 이는 다니엘 7:13–14에서 인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다. ‘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권을 받고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마지막 날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인자의미래 영광과 마지막 모음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재림을 바라보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된다. 예루살렘 멸망은 그 최종 승리를 역사 속에서 미리 보이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13:27).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신 30:4; 사 11:12; 43:5–6). 예수님은 미래를 알려 주는 선지자에 머물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영광의 주로 나타나신다. 박해 속에 흩어진 교회는 마지막에 한 사람도 잊히지 않고 그분께 모일 소망을 가진다.

13.6 무화과나무의 교훈 (13:28–31)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13:28–29). 11장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직접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눈앞의 현상을 보고 계절의 가까움을 분별하는 평범한 지혜를 사용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13:30). ‘세대’를 유대 민족이나 불신앙의 인류 전체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보통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우선 주후 70년까지 일어난 박해와 전쟁과 성전 멸망을 가리키며, 그 사건들이 마지막 인자의 승리를 미리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해석은 종말의 징조를 경험하기 시작한 마지막 세대가 그 완성도 볼 것이라고 이해한다. 어느 견해든 이 말씀을 근거로 재림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13:31). 이사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선언했다(사 40:8).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그와 같은 영원한 권위를 두신다. 성전과 세상 질서가 흔들려도 제자가 붙들 최종적인 토대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13.7 그날과 그때를 모르므로 깨어 있으라 (13:32–37)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13:32).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위치를 보여 준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키려는 이유로 이 말씀을 약화해서도 안 되고, 이 한 구절로 그분의 신성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아들이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맡은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함께 증언한다. 정확히 어떻게 신성과 인간성 안에서 지식이 관계하는지는 신비로 남는다.

아들도 때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성경의 암호나 시대의 사건을 이용해 그 날짜를 알아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의 결론은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명령이다(13:33). 날짜를 모르는 것은 제자를 불안과 추측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신실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타국으로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13:34). 주인이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닭 울 때나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므로, 갑자기 와서 자는 모습을 보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13:35–36).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13:37). 마가복음 13장의 중심은 종말의 청사진보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 있다. 교회는 “언제”를 추측하기보다 미혹을 분별하고, 성령을 의지해 복음을 증언하며, 다시 오실 인자를 바라보아야 한다(Edwards, Mark 13:1–37).




14. 예수님이 버림받으심 (14:1–72)

14.1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을 넘기려는 유다 (14:1–11)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14:1–2)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속임수로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명절에는 백성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하려 했다(14:1–2).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일정에 맞추어 죽음을 계획했지만, 사건은 결국 유월절에 일어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는 유월절 희생의 의미를 성취하신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 (14:3–9)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14:3). 유월절을 앞두고 의식적 부정을 피하려 했던 시기에 예수님은 과거 나병 환자였거나 그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그분의 거룩함은 부정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과 식탁을 나누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며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다(14:4–5). 삼백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거의 일 년 임금에 해당하는 큰돈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들의 말은 여인의 헌신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며 그가 자신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옹호하셨다(14:6).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14:7). 이 말씀은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펴라는 신명기 15:11을 떠올리므로 오히려 지속적인 돌봄의 책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이 특별한 때에는 그분께 향유를 부은 일이 우선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을지 모두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석하셨다(14:8).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다(14:9).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한 제자들보다 그분께 합당한 사랑을 드렸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내놓았듯 여인도 매우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지만, 여기서는 종교 제도보다 예수님 자신께 드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낭비 없는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최우선에 두는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함 (14:10–11)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유다는 적당한 기회를 찾았다(14:10–11). 한 여인은 큰값을 들여 예수님을 높였지만 유다는 돈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넘겼다. 두 사람의 행동은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한다.

유다의 배신은 성경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선택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시지만 악을 강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기대가 어긋날 때 그분을 버릴 수 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여인처럼 그분의 가치를 알아본다.

14.2 유월절을 준비함 (14:12–16)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 제자들은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지 물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게 하셨다. 그러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며 그곳에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다(14:12–15). 제자들이 가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 유월절을 준비했다(14:16).

이 장면은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준비한 사건과 비슷하다. 미리 약속된 장소였는지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아셨는지 세부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수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마지막 식사와 죽음의 길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어린양의 피 아래 죽음을 피한 구원을 기념한다(출 12장). 예수님은 이 식사에 자신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부여하신다.

14.3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의 실패 예고 (14:17–31)




배반할 제자를 말씀하심 (14:17–21)

저녁이 되어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식사하실 때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4:17–18). 함께 식사한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는 일은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 41:9을 떠올리게 한다. 배신은 원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식탁을 나눈 열둘 가운데서 나온다.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열둘 가운데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답하셨지만 공개적으로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다(14:19–20).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심하기보다 자기 안의 실패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성찬의 식탁은 타인의 배신을 판단하는 자리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인자는 자신에 관해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를 넘기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셨다(14:21).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성취지만 유다의 선택과 책임도 실제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가운데 하나를 없애려 하지 말고 본문이 함께 말하는 두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을 세우심 (14:22–26)

식사 중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14:22). 유월절 식탁에서 해방의 은혜를 설명하던 떡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 내어 주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그들을 위한 생명의 선물임을 식사로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모두 마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다(14:23–24). “언약의 피”는 모세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한 출애굽기 24:8을 떠올린다. 또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 주는 이사야 53장의 종을 가리킨다(사 53:11–12).

“많은 사람을 위해”라는 말은 이사야 53:11–12에서 주의 종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말씀을 이어받는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적인 순교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 생명을 내어 주신 언약의 희생임을 뜻한다. 앞에서 인자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준다고 하신 말씀도 여기에서 성취된다(10:45).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속죄를 위해 주어졌다(레 17:11). 예수님이 잔을 자신의 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그 희생의 유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그분의 죽음은 죄의 대가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확정한다.

마가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직접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바울은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눅 22:20; 고전 11:25). 예레미야가 약속한 죄 용서와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성취된다(렘 31:31–34). 성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생명의 근거임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다(14:25). 이는 단순히 죽음을 각오한 금욕 서원이라기보다, 죽음 너머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확신하는 말씀이다. 마지막 식탁에는 십자가의 슬픔과 미래 잔치의 소망이 함께 있다. 성찬을 받는 교회도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를 기다린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감람산으로 갔다(14:26). 유월절 식사에서 불렀던 시편들 가운데에는 버림받은 돌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노래한 시편 118편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말씀을 성취할 길로 조용히 나아가셨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심 (14:27–31)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넘어질 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스가랴 13:7을 인용하셨다(14:27). 제자들의 실패도 예수님께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곧 “내가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4:28). 심판의 말씀 안에 부활과 회복의 약속이 이미 들어 있다. 예수님은 실패할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날 장소를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모두가 넘어져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4:29–30).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14:31). 그들의 사랑과 결심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용기를 믿었다. 칼로 싸우는 방식이라면 죽을 각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순순히 붙잡혀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14.4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 (14:32–42)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이르러 기도하는 동안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며 놀라고 깊이 슬퍼하기 시작하셨다.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심히 괴롭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14:32–34).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던 세 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겪는 깊은 고통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 예수님의 두려움과 슬픔은 그분의 참된 인간성을 보여 주며, 죽음을 가볍게 연기하신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때가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셨다(14:35–36). “아바”는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과 신뢰를 나타내지만 가벼운 호칭은 아니다. “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낸다(시 75:8; 사 51:17). 예수님이 피하고 싶어 하신 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심판의 잔을 받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다. 참된 기도는 원하는 결과를 강한 확신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가장 깊은 소원을 아뢰고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같은 뜻으로 세 번 기도하셨다(14:39, 41). 갈등과 고통 속에서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믿음 부족이 아니라 아버지께 계속 의지하는 모습일 수 있다.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다(14:37–38). 13장에서 모든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명령이 겟세마네에서 즉시 시험받는다. 제자들은 피곤했지만 문제는 피곤함만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한다.

세 번째 돌아오신 예수님은 때가 왔고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기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다(14:41–42). 기도 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체포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신다. 끈질긴 기도는 상황을 피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힘과 확신을 주기도 한다.

14.5 체포되심: 유다와 예수님 (14:43–52)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치를 든 무리와 함께 왔다. 유다는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고 신호를 정했다. 그는 “랍비여”라고 부르며 입 맞추어 예수님을 넘겼다(14:43–46).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배신의 신호가 되었다. 입술의 경건한 고백과 실제 삶의 충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다(14:47).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가 베드로였다고 기록한다(요 18:10).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을 힘으로 증명하려 했으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칼로 세울 나라가 아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잡지 않다가 강도처럼 무장하여 나온 것을 지적하셨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14:48–49). 사람들의 음모와 폭력은 실제로 악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결국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14:50). 목자가 맞고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한 청년이 홑이불만 두른 채 따라오다가 붙잡히자 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14:51–52). 그를 마가 자신으로 보는 오랜 추측이 있지만 본문은 신원을 밝히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장면은 모든 제자가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을 버렸는지를 생생하게 마무리한다. 예수님은 홀로 죄인의 손에 넘겨지신다.

14.6 참된 증인 예수님과 거짓 증언들 (14:53–72)




산헤드린 앞에 서신 예수님 (14:53–65)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불을 쬐었다(14:53–54). 그는 완전히 떠나지도, 예수님 곁에 서지도 못한 채 멀리서 따랐다. 마가는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을 서로 엮어, 예수님이 담대히 자신을 증언하는 동안 제자는 두려움 속에 그분을 부인하는 모습을 대조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지만 많은 거짓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지만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14:55–59). 예수님은 실제로 성전 심판과 새로운 성전을 가리키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여 사형의 근거로 사용했다.

대제사장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14:60–61). 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이사야 53:7의 종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거짓 변론은 하지 않으셨지만 정체를 묻는 핵심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셨다.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셨다. 이어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4:61–62). 여기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왕을 말하는 시편 110:1과, 구름을 타고 와 영원한 권세를 받는 인자를 말하는 다니엘 7:13–14이 결합된다. 그동안 오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셨지만, 이제 죽음을 가져올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신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을 들었다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했다.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때렸다(14:63–65). 예수님이 세 번째 수난 예고에서 말씀하신 조롱과 침 뱉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10:34).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자적 권위를 조롱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14:66–72)

아래뜰에 있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도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며 부인하고 앞뜰로 나갔다(14:66–68). 갈릴리 바다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용기를 보였던 베드로가 이제 한 여종의 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인간의 자신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가 드러난다.

여종이 곁의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님 일행이라고 다시 말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했다. 조금 뒤 사람들이 그의 갈릴리 출신을 알아보고 분명 그들과 한패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다(14:69–71). 처음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강하게 끊어 버렸다.

곧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는 무너져 울었다(14:72). 베드로의 자만과 기도하지 않은 실패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드러났지만, 그가 말씀을 기억하고 운 것은 회개의 시작이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겼고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었다(14:28).

마가가 베드로의 실패를 숨기지 않은 것은 박해 속에서 넘어졌던 신자들에게도 회복의 소망을 준다. 제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근거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실패를 아시면서도 먼저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깨어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때 공회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담대히 증언하셨다. 실패한 제자는 자신을 다시 믿는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며 일어선다.






15. 십자가와 빈 무덤 (15:1–16:8)

15.1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15:1–15)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는 의논한 뒤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15:1).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했지만 로마 총독에게는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해야 사형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이었다(15:2). 이 칭호는 15장에서 반복되며 조롱의 명목이 되지만, 독자는 그 말이 뜻하지 않게 진실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안다.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답하셨다. 이는 왕이라는 칭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 반란자의 의미로 단순히 받아들이지도 않는 대답이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놀랐다(15:3–5). 공회 앞에서처럼 예수님은 이사야 53:7의 잠잠한 종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셨다.

명절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는 반란 중 살인한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15:6–7).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긴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15:9–10).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하게 했다(15:11).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죄를 말하지 못하고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15:12–14). 예수님의 무죄는 드러났지만 군중의 왜곡된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했으며, 그 결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정죄받았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다(15:15). 죄 있는 반역자는 자유롭게 되고 죄 없는 왕이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마가는 이를 교리 문장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자리 바꿈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한다(10:45).

15.2 군인들의 괴롭힘과 조롱 (15:16–20a)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가 부대 전체를 모았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 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인사했다(15:16–18). 왕의 옷과 관과 경례를 흉내 냈지만 실제 목적은 조롱과 모욕이었다.

군인들은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어 절했다. 조롱을 마친 뒤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15:19–20). 그들은 가짜 왕에게 경배한다고 생각했지만 독자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안다. 그분의 왕권은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권력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죄인을 위해 고난받는 섬김으로 나타난다.

15.3 십자가에 못 박히심 (15:20b–32)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다(15:21). 이 이름들이 마가의 첫 독자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난 사건이 구체적인 사람들과 연결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 준다. 채찍질과 심문으로 지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를 끝까지 옮기기 어려웠음도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로 끌려가셨다. 군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15:22–23). 이를 고통을 줄이는 음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수님은 주어진 고난을 흐리지 않고 온전히 받으셨다. 다만 그 음료의 정확한 목적에는 견해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15:24). 이는 고난받는 의인의 옷을 제비 뽑는 시편 22:18을 떠올리게 한다. 때는 제삼시, 곧 오전 아홉 시 무렵이었고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다(15:25–26). 로마는 반역자를 조롱하려 이 글을 붙였지만,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왕의 보좌가 된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15:27).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중에 그 자리를 구했지만 실제로 좌우를 차지한 것은 처형당한 두 사람이었다(10:37–40). 예수님의 영광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부 후기 사본은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사야 53:12의 성취를 28절로 덧붙이지만, 가장 이른 사본들에는 이 절이 없다. 그 내용 자체는 십자가 장면에 분명히 나타난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라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다(15:29–3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내려오면 보고 믿겠다”고 말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했다(15:31–32).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과 같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요구한 표적대로 십자가를 피했다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과 언약의 희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은 고난을 피하는 데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데 나타난다.

15.4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 (15:33–39)

제육시, 곧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인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15:33). 출애굽 때 애굽에 임한 흑암과 선지자들이 말한 심판의 날을 떠올리게 한다(출 10:21–23; 암 8:9). 창조 세계가 어두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신다.

오후 세 시에 예수님은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치셨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시편 22:1의 말씀이다(15:34).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통만 호소하신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언약의 희생으로서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심판을 실제로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외침은 절망으로 하나님을 포기한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시편의 말씀으로 고통을 아뢰신다. 시편 22편은 버림받음의 탄식에서 시작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온 민족의 예배를 노래한다. 십자가의 실제 버림받음과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함께 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다.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 주는지 보자고 말했다(15:35–36).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구경하며 표적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15:37). 마가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한 마지막 말씀을 덧붙이지 않고 죽음의 엄숙함에 독자를 머물게 한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15:38). 어느 휘장인지에는 견해가 있지만 성소를 가리던 휘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암시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낡은 성전 질서에 심판이 임하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갇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통해 드러난다.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그분이 그렇게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15:39).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고 귀신들도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인간 가운데 처음으로 이 칭호를 온전히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유대 지도자나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집행한 이방인 백부장이었다.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의 신성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한 신앙고백이었는지에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 불렸다. 그러나 마가의 이야기 안에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정의 증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랑으로 바르게 알려진다(Edwards, Mark 15:39).

15.5 십자가에서 빈 무덤까지: 믿음과 두려움 (15:40–16:8)


십자가를 지켜본 여인들 (15:40–41)

여러 여인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고,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이 많았다(15:40–41). 열두 제자가 모두 도망한 자리에서 여성 제자들은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마가가 이들의 이름과 역할을 기록한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십자가와 장례와 빈 무덤을 연결하는 증인이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증언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부활 소식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다. 제자도는 공식 직함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고난의 자리까지 남아 있는 충성으로 드러난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함 (15:42–47)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 저녁이 되자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15:42–43).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한 뒤였으므로 이 행동은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마가는 그를 명시적으로 제자라고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고 백부장에게 확인한 뒤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15:44–45). 이 확인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분명히 한다. 부활 이야기는 기절했다가 회복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로마의 처형 책임자가 죽음을 확인했고 시신이 장사되었다.

요셉은 고운 베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넣은 뒤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다(15:46). 명절과 안식일이 가까워 장례는 서둘러 진행되었지만 예수님의 몸은 버려지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두는지 지켜보았다(15:47). 그들은 나중에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장례 장소를 직접 확인한 증인들이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함 (16:1–8)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샀다. 주간의 첫날 매우 이른 시간에 해가 떠오를 때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무덤 입구의 큰 돌을 굴려 줄지 걱정했다(16:1–3).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을 섬기려고 갔다. 예수님이 세 차례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날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 나온 제자는 없었다.

여인들이 보니 매우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무덤 안에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크게 놀랐다(16:4–5). 돌이 굴려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여인들이 들어가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

청년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을 두었던 자리를 보라고 했다(16:6). 빈 무덤만으로는 여러 설명을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석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가 실제였듯 그분의 부활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사건이다.

청년은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곳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16:7; 14:28).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한 것은 실패한 그도 여전히 제자들의 회복 약속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죄인이 받아들여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

여인들은 떨며 정신을 잃을 만큼 놀라 무덤에서 도망했고 두려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16:8). 이는 그들이 영원히 침묵했다는 뜻일 수 없다.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초기 교회의 증언에서 분명하다. 마가는 그 순간의 두려움과 침묵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 앞에서 이야기를 갑자기 멈춘다.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들은 여기서 마가복음을 끝낸다. 이 결말이 의도된 것인지 원래 결말이 사라진 것인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의도된 결말로 보면 마가는 처음부터 반복된 두려움과 믿음의 문제를 독자에게 넘긴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제 독자는 “나는 부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며,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16. 마가복음의 긴 결말 (16:9–20)

16.1 사본 문제와 긴 결말의 위치 (16:9–20)

마가복음 16:9–20은 많은 성경에 본문으로 실려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두 헬라어 사본인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16:8에서 끝난다. 일부 고대 역본에도 긴 결말이 없고, 유세비우스와 제롬도 자신들이 알던 정확한 사본 대부분이 16:8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긴 결말에는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지 않은 어휘와 문체가 나타나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는 마가가 처음 기록한 결말이 아니라 2세기 무렵 부활 전승을 요약하여 덧붙인 부분으로 본다(Stein, Mark 16:9–20).

일부 사본에는 16:8 뒤에 짧은 결말이 붙거나 짧은 결말과 긴 결말이 함께 나타난다. 이는 초기 독자들이 16:8의 끝맺음을 갑작스럽게 느껴 여러 방식으로 보충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긴 결말의 사본상 위치를 정직하게 밝히고 읽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고 긴 결말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심, 복음 전파와 승천은 다른 신약 본문에도 나타나는 초기 교회의 부활 증언을 요약한다. 다만 마가복음 본래의 흐름과 교리를 세울 때에는 가장 확실한 본문인 1:1–16:8을 중심에 두고, 16:9–20은 사본상의 위치를 밝힌 채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16.2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제자들의 사명 (16:9–20)

긴 결말은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어 두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나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신앙과 완고함을 책망하셨다(16:9–14). 이 요약은 실패한 증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주제를 이어 간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고 한다(16:15–16). 이 말은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믿음 없이 자동으로 구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정죄의 이유는 세례받지 않은 것보다 믿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속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정상적인 신앙의 응답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새 언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표적이 따른다고 한다(16:17–18). 사도행전에는 복음 전파와 함께 언어와 치유와 보호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뱀을 다루거나 독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명 중에 위험에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약속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모든 신자에게 같은 표적을 요구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뒤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나가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주님은 함께 일하시며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다(16:19–20). 긴 결말은 부활과 승천과 선교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마가복음의 확실한 본문도 이미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것과 부활 소식이 전파될 것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마지막 요청은 같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다.









누가-행전 개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쓴 두 권의 연속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본 해설은 대럴 벅, 하워드 마샬, 존 스토트의 누가-행전 이해를 요약적으로 참고한다. 누가-행전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증언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성취되는지를 보여 주는 신학적 역사다.





누가복음

성경 해설


누가복음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가운데 하나이며 사도행전과 한 쌍을 이루는 첫 번째 책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면서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여는 복음임을 해석한다. 누가복음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신학적 역사다.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누가에 따른 복음’이라 불렀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하며, ‘누가에 따른’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여러 개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가 증언한 방식이라는 뜻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지만, 초기 교회의 일관된 증언은 저자를 바울의 동역자이며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연결한다(골 4:14; 몬 24; 딤후 4:1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헌정 대상·연속된 서술은 같은 저자의 두 권임을 보여 준다(눅 1:1-4; 행 1:1-2). 기록 연대는 사도행전과 함께 주후 60년대 초 또는 그 이후로 제안되며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예루살렘 멸망 예고를 반드시 사건 이후의 창작으로 보는 비평적 전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메시아로서 심판을 참되게 예고하셨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누가는 여러 사람이 전한 자료와 처음부터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자세히 조사하여 데오빌로가 배운 내용의 확실성을 알게 하려고 ‘차례대로’ 기록했다(1:1-4). ‘각하’라는 호칭으로 보아 데오빌로는 실제 지위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누가의 목적은 호기심을 위한 연대기 작성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역사에 뿌리내린 확실한 말씀임을 보여 주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및 준비로 시작하고(1:1–4:13), 갈릴리에서 권능 있는 말씀과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전한다(4:14–9:50). 9:51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나아가시며 제자도를 가르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9:51–19:27).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사역, 고난과 십자가가 이어지고(19:28–23:56), 부활하신 주께서 성경을 열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난다(24장). 이 결말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직접 연결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누가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 구주와 주, 선지자이자 인자로 제시한다. 성령·기도·기쁨·찬양·식탁 교제·회개와 용서가 반복되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여인과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처럼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는 죄나 가난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심을 보여 준다(19:10). 재물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받은 은혜는 이웃 사랑과 관대한 나눔으로 열매 맺는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누가복음의 구원은 구약과 단절된 새 종교가 아니다. 마리아·사가랴·시므온의 찬송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출애굽과 선지자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노래한다. 나사렛 선언은 성령의 기름부음과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고(4:18-21),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인자이시다(19:10).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시고, 마지막 식사에서 자기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는 희생으로 해석하시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9:51; 22:19-20).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자신의 고난과 영광,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회개와 죄 사함을 증언한다고 밝히신다(24:25-27, 44-49). 복음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범만이 아니라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주권과 죄 사함의 소식이다.




9. 읽는 방법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개별 비유와 치유 이야기를 도덕적 교훈으로만 떼어내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루살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시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가난한 자와 부자에 관한 말씀도 물질 상태만으로 구원 여부를 판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재물을 우상화하는 마음, 은혜가 낳는 회개와 나눔이라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또한 누가복음의 결말을 사도행전과 연결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교회의 증언을 통해 열방으로 확장하심을 보아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누가복음 서론; 대럴 벅, 『누가복음 주석』; I. 하워드 마샬, 『누가복음』;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누가복음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누가복음 서론을 참고하였다.






I. 누가복음의 머리말 및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1:1-2:52)


1. 머리말(1:1-4)

1. 머리말: 누가가 이전의 자료들에 근거해서 주의 깊게 저술함(1:1~4)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누가 자신은 처음부터(혹은 오랫동안) 자세히 살피고 자료를 모은 자로서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차례대로”[카덱세스] 쓴다. 누가는 누가-행전에서 자신의 자료를 지역별로 배열한다.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어떤 학자는 ‘경건한(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다른 이는 “각하”[크라티스테]라는 호칭과 함께 쓰인 것을 볼 때 당시 높은 지위에 있던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본다. 대럴 벅은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새신자일 것이라고 본다.




2.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1:5-2:40)

(1)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함(1:5-25)

사가랴라 이름하는 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다. 태어날 아이는 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②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③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15절, cf. 행 2:4). 그리고 ④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16절) ⑤ 엘리야의 “심령”[프뉴마]과 “능력”[뒤나미스]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17절, 말 4:6).

이 말을 전해들은 사가랴는 자신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13절) 자신과 아내의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천사는 자신이 “가브리엘”이라고 밝히며 믿지 못함으로 인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19-20절). 이 일이 있은 후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거두어주셨다고(현재완료형) 고백한다(25절).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가문(아론의 자손)으로 남편과 함께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5-6절)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수치를 안고 있었다.

(2)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함(1:26-38)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평행을 이룬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마리아는 시골의 한 소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대조를 이룬다.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알리요”(18절)하고 의문을 제기했다면 마리아는 놀라움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묻는다(34절).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안의 인사를 건넨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고 무서워한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며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예수)을 낳을 것이라고 한다. 그 아이는 ① 큰 자가 될 것이며 ②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신성강조). ③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④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32-33절).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그분이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임을 분명히 드러낸다(cf. 대럴 벅은 35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성을 강조하기보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에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게 될지를 묻는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여(27절)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라 불리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로 남아있었다. 보통 결혼식은 약혼한지 1년 후에 이루어진다. 천사는 성령님에 의해, “지극히 높은 신 분”의 능력으로 이 일(임신)이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한다. 그러기에 그 아이는 ① 거룩한 분이며(구별되신 분) ②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35절). 그러면서 그 표징으로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37절).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에 응답하는 방법에서 마리아는 모범을 보여 준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대럴 벅)

(3)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1:39-45)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는 급히 유대 산골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요한)가 뛰놀며 기뻐하였다(44절).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말한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42절). 이어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내 주”라고 바르고 고백한다(25절). 엘리사벳의 축복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38절)고 믿은 마리아를 향한 축복이다(45절). 이는 믿지 못한 사가랴(20절)와의 대조를 더욱 부각시킨다.

(4) 마리아의 찬송: ‘마그니피카트’(1:46-56)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셨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한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담대히 선포한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48절). 이 고백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시고 높이시며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내리치신다(51-52절, cf. 삼상 2:7-8, 시 9:12, 68:1, 147:6).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바대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믿었으며 곧 “메시아 시대”가 도래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5) 세례 요한의 출생(1:57-6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세 달쯤 머무르다가 갔다. 때가 차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사람들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출산하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가랴는 아직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할 때에 사가랴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고 이에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64절, 20절의 성취). 그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지으라고 명령했던 이름이었다(13절).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된 사건은 온 유대 산골에 알려졌으며, “주의 손”은 요한과 함께하셨다.

(6) 사가랴의 찬송: ‘베네딕투스’(1:67-80)

입이 열린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사”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cf. 시 148:14)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심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과 조상들에게 하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70-73절, cf. 55절). 이로 인하여 “우리”는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고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라트류오]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요한)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부르며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며(cf. 말 3:1, 사 40:3)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76-77절). 사가랴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메시아 시대의 도래임을 고백한다. 메시아는 “떠오르는 해”[아나톨레]로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78-79절).

“이 찬양에 묘사된 다윗의 집에 대한 구속은 정치적 영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누가의 관점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럴 벅)

요한은 자라가며 “심령”[프뉴마]이 강하여지며 유대 광야에서 지냈다(80절).

(7) 예수님의 탄생(2:1-7)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 BC 27년-AD 14년)의 칙령에 따라 요셉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다윗의 동네, 미 5:2)으로 갔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의 거리였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매우 간결하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되었고 “첫아들”(7, 23절)을 낳아 구유에 뉘었다. 단지 “숙소”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언급할 뿐이다. 누가는 다윗 왕의 가문(인 메시아가 매우 보잘것없는 환경(숙박 장소와 붙어 있는 가축우리 혹은 동굴)에서 태어났음을 강조한다.

(8)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2:8-21)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초라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등장은 화려하였다. “주의 사자”가 밤에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cf. 행 12:7). 천사가 “구원자”[소테르] 그리스도, “주”[퀴리오스]의 탄생을 선포할 때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14절). 구주의 탄생 선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유앙겔리온]이었다. “유앙겔리온”은 당시 왕의 탄생을 알리거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에 사용되던 용어였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11절)고 하며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인” 왕을 알현할 것을 권한다. 왜 하필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목자들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며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는 사실(1:48, 52)을 증명한다.

목자들은 감격 가운데 천사들이 알려준대로 그 아이를 찾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알린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란다. 한편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숙고하였다(19절).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그리고 아이가 8일째가 되었을 때 그 부모는 천사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1:31).

(9)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2:22-40)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을 따라 “그들의” 정결예식(레 2:2-4)을 끝내고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출 13:2, 12),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레 5:11, 칠십인역)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대럴 벅은 “그들의” 정결예식에 요셉이 포함되며 24절의 정결을 위한 희생제물에 대한 독특한 표현에도 요셉의 제물이 암시되었다고 보며 이는 부모의 경건심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을 만난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구원에 대한 소망)”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있었으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 그는 “성령 안에서(의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게하셨음을 찬양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만민에게” 빛을 비추실 것을 고백한다(30-32절, cf. 사 52:10, 60:1-3). 부모는 그의 말에 대해 놀랍게 여겼다. 시므온의 예언이 이어진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며”(cf. 사 8:14-15) 비방의 표적이 되어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예언한다(35절, cf.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리아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을 가리킨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며(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35절, cf. 12:49-53) 그로인해 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마침 그때 안나라는 나이 많은 과부(그는 경건한 여선지자였다)가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38절).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있었던 목자들의 증언과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은 많은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별되게 양육하는 일에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자라며 정신적으로 강하여져 갔다. “지혜가 충만하였다”(40절)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성장했음을 말해 준다. 이에 대한 예화가 다음 단락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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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열 두 살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도입 부분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독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럴 벅은 이 이야기가 시므온의 예언(35절)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년(13세)이 되기 한 해를 앞둔 열 두 살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cf. 대럴 벅). 절기를 마치고 부모는 고향길로 갔지만 “소년”[파이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며칠을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과 지혜에 놀라고 있었다. 부모는 당연히 고향길로 가는 무리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결국, 부모는 예수를 애타게 찾다가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발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그곳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모는 놀랐고, 마리아는 요셉과 자신이 “고통”하며 찾았었다고 꾸짖는다(48절).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신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함을 모르셨습니까?”(49절, cf. 대럴 벅은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함을”이라는 번역에 대해서 문맥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함을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누가는 부모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했다(51절, cf. 19절).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부모에 순종하며 섬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신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은혜”[카리스]가 더해가셨다(52절, cf. 40절).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숙고해 볼 때 이 장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장들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의 사역을 기대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누가가 증거하는 모든 것에 확신을 갖게 해 준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대럴 벅)

II. 공생애 사역을 위한 준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음(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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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진 때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언급한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3절) 때는 로마의 황제 디베료(티베리우스)의 통치 열다섯 해(AD 29년)였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안티파테르)다. 그의 이복동생 빌립은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트랜스요르단 북부 지역)의 분봉왕이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으며 안나스는 AD 6-15년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cf. 요 18:13-27).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으며(1:80)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다. 이제 그는 요단 강 유역에서 “죄 사함에 이르는[에이스] 회개의 세례”(3절)를 전파한다. 누가는 그의 사역이 이사야서 40:3-5의 성취라고 설명한다(4-6절). 그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6절 cf. 2:26, 30 대럴 벅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준비하라 의미로 설명한다). 요한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는 구별된다. 그의 세례는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이스라엘 청중을 위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방법으로 헌신하라고 제시”(대럴 벅)하는 예비적인 세례이다. 이 세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cf. 16절, 24:49, 행 1:4-5)를 기대하게 한다.

(2) 세례 요한의 설교(3:7-14)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책망한다. 거짓 회개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도덕적 변화를 보이라고 말한다(8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내듯 심판하실 것이다(9절, cf. 17절, 13:7-9).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 옷(속옷)과 음식을 없는 자와 나눠야 한다(11절). 세리나 군인들은 정해진 것 외에 탐욕으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12-14절).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는 감정적 결단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을 낳아야 한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곧 강조해 온 것이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cf. 8절).

(3)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고함(3:5-18)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가하는 생각을 하게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임을 선언한다(16a절).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곡식을 타작하듯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한다(16b-17절).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크게 네 가지 해석으로 갈린다. 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불의 혀”같은 것을 의미한다(행 2:3) ② 성령의 세례와 함께 오직 심판을 의미한다 ③ 성령의 세례(은혜)와 대조되는 심판을 의미한다 ④ 성령의 세례와 함께 하나의 세례로서 정결과 심판을 의미한다. 마지막 해석이 가장 만족스러우며 이사야 4:4(“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이 이를 지지한다.

(4)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3:19-20)

요한은 어둡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며”[파라칼레오] 오실 왕을 선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다(18절). 그는 헤롯왕에게도 거침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재혼문제(마 14:3-4)와 그외 악행을 책망하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누가는 후에 요한의 죽음에 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다(9:7-9).




2.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와 시험(3:21-4:13)

(1) 예수님의 세례(3:21-22)

시간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이 요단 강 유역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때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고(cf. 행 20:38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단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종이자(사 42:1) 왕된 아들(시 2:7)임을 확증해 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38절). 대럴 벅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cf. 9:35, 행 4:25-30, 10:36-38).

(2) 예수님의 족보: 아담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3:23-38)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아담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임을 언급하며 마무리 된다. 아담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음을 말해 준다. 마태복음의 족보(마 1:1-17)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한다. 이 강조점은 예수님의 광야시험 사건에서도 이어진다(4:3, 9).

24-31절까지의 인물들 중 스룹바벨(총독), 스알디엘, 나단(다윗의 셋째 아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27절에서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네리”로 언급된다. 그러나 역대상 3:17에서는 그 아버지를 여고냐로 말한다. 이는 여고냐가 왕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마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계보를 소개하는 반면 누가는 다윗의 셋째 아들(나단, 31절)로 계보를 이어간다. 32절부터 34절의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일치한다.

(3)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침(4:1-13)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강조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다”(1절) . 성령님에 대한 강조는 누가-행전에 일관된 주제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는 40일 동안 주린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라고 하며 시험한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여 예수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신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말이나 자신의 욕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3의 말씀을 인용하신다(4절).

마귀는 이어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세상 모든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한다(cf. 요 12:31). 하나님은 순종하신 아들께 참으로 천하만국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불법을 통해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그저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요동함 없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신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8절, 신 6:13).

이번에는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여 예수님을 지키실 것이라는 논리이다(cf. 시 91:11-12).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혹은 메시아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를 향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언하신다(12절, 신 6:16).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하고 얼마 동안 떠나있었다.






III.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권위와 제자도(4:14-9:50)


1. 갈릴리 사역의 시작(4:14-44)

(1)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 설명(4:14-15)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한 성령님에 대한 강조는 계속이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갈릴리로 죽으셨고 그곳 여러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셨다(미완료 과거 시제). 소문은 사방에 퍼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16절).

(2)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핵심(4:16-30)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리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특정 구절(사 61:1-2) 을 찾아 읽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해설을 듣고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다(21절). 사람들은 모두 동요했고 놀랍게 여겼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며 그분의 메시아되심을 받아들지 못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메시아된 표적(기적)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23절의 “하리라”는 미래 시제 동사지만 ‘현재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24절),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방인(사렙다 과부, 나아만 장군)만이 믿음으로 반응했음을 언급하며 그들의 믿지 못함을 꼬집으셨다.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났고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아마도 돌로치려고) 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인식했을 것이며 율법에 따라 즉결 심판을 하려 했을 것이다(신 13:5).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30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18절)을 통해 드러내신 메시아의 임무는 네 가지(부정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선지자적 역할 ②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선지자적 역할 ③ 눈 먼 자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일-영적 분별력을 의미한다 ④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사 58:6).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임무를 희년 주제와 연결시키신다(사 49:8).

(3)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4:31-44)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한다. 그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34절)하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꾸짖고 “나오라”고 명하신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모두 놀랐다(32, 36절, cf. 막 1:27 “새 가르침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으심”(=35절)으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다(39절). 이 일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18절)을 하셨다.

소문은 사방으로 퍼졌고 해가 지고 난 후 온갖 병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며 그 말하는 것을 금하셨다(41절, cf. 34절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셨고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내어 가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한다고 하시면서 떠나셨다. 그렇게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43절). 그리고 치유와 축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통치)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거하셨다(눅 10:9, 11, 11:20, 12:32, 16:16, 17:20-21, 23:42-43).

“예수는 단순히 어떤 도덕주의자가 아니다. 또한, 예수는 단지 사람들에게 위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나 심리학자도 아니다. 특별한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예수는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는 사악한 세력들을 물리친다... 이 단락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는 누가 궁극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준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이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악한 자를 패배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해 자신에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떤 독자가 있다면, 그 독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임하게 하고, 또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도전을 받을 것이다.” (대럴 벅)




2. 제자들을 부르심과 갈릴리 사역의 확장(5:1-6:16)

(1) 이적을 통해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음(5:1-11)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가서(단수 명령) 그물을 던지라(복수 명령)고 하신다.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며 순종한다. 베드로의 순종은 믿음의 반응이다. 그는 전문 어부이고 밤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수(석수)의 아들일 뿐이며, 어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게네사렛의 고기잡이는 아침이 아니라 야간에 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을 찢어질 듯하였고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그물을 올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였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며 신적인 분임을 직감한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8절)라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주님”이라고 부른다. 주위의 모든 사람도 놀랐다. 그중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고기가 아닌) 사람들을 “산 채로 붙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0절).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었다.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베드로와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베드로의 반응(엎드리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했음을 충분히 보여 준다. 비록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더 알아가야 하지만(cf. 8:25)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왔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다.

(2)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두 가지 이적 사건들을 행함(5:12-26)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해 준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지며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병(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병은 곧 떠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을 어겼으면서” 그 병 나은 사람에게는 율법을 따라(레 14:1-32)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율법의 수여자로 드러내시며, 자신의 뜻을 따라 “나병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 “나병을 가져가시는” 분으로 계시하신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와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다”(20절, 현재완료 시제)고 선언하신다. 이 발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교사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난 것처럼(21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것이다(24절). 이 이야기의 초점은 “친구들의 믿음”(20절)이 아닌 예수님의 신적 권위이다. 누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17절)고 보고한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신적 권위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한편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이전 시므온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2:34-35) 결과를 가져온다.

(3)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 및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평(5:27-32)

예수님께서 세리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의 이름은 레위(cf. 마 9:9 마태)였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순종한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세리 친구도 함께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며 불평한다(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평행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오직 예수님께 대해서 불평한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세리와 같은 불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31-32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와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치유하셨다(13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도 사해주셨다(20절). 예수님의 사명은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며”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들을 죄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4:18).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과 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부정한 자를 만지지 않으며 죄인들과 어울리는 “방탕한” 모습을 하지 않는다면 좀 받아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지니신 구원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4)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고조되어 감: 세 가지 논쟁(5:33-6:1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예수님께 불평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묻는 것으로 묘사되며 별도의 독립된 이야기로 다룬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없이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경건의 상징처럼 여겼다(마 6:16-18).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결혼 잔치 집에서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34-35절).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금식하게 될 것이다”는 표현은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근신과 갈망(온전한 회복의 때)을 나타낼 수 있다(cf. 행 3:12-26, 13:2-3, 벧전 5:8).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종교적 관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핵심 인물”(대럴 벅)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의 가르침을“새 옷”과 “새 포도주”로 비유하며 낡은 옷과 헌 가죽부대와 어울릴 수 없음을 말씀하신다(36-38절, cf.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가죽부대를 팽창시킨다. 그러므로 낡은 것 즉 한 번 팽창되었던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된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묵은 포도주”(유대교의 옛 방식)를 마신 사람으로 “새 포도주”(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를 원하지 않는다(39절).

6장 1-11절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개의 논쟁 이야기를 통하여 종교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거부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에 묶여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비난한다.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율법에서 허락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신 23:25).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그러한 행위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진설병을 일행과 함께 먹었던 이야기(삼상 21:1-6)를 언급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신다. 랍비들은 다윗의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한다(삼상 21:6, 레 24:8).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퀴리오스]”이라고 선언하신다(5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대표자로서 인자인 예수는 전통과 율법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대럴 벅)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말씀만으로(“네 손을 내밀라”) 고치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며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위급하지 않은” 병을 고친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믿었다(cf. 13:14).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병을 고치기 전에 그들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9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시며 정죄하셨다. 그들은 악을 행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신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사탄에게 매인 바된” 사람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다(13:15). 종교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cf. 요 5:17)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보지 못함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하나님의 권위로 그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한다(11절).

(5) 열두 제자들을 선택함(6:12-16)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열 두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하셨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한다(3:21, 5:16, 9:18, 29, 22:32, 행 6:6, 13:2-3, 14:23).

열두 제자는 다음과 같다. 베드로(시몬)와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벳새다 출신의 빌립, 바돌로매(‘톨마이의 아들’, 몇몇 학자는 나다나엘과 동일인물이라고 본다), 세리 마태(레위-5:27), 도마(요 20:24-29),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당(가나나인,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대오),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열 두 제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사람을 비롯해서 세리와 열심당원까지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까지 밤새워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

(1) 배경(6:17-19)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왔다. 누가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한다. 많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4:20)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한다.




3. 평지설교와 하나님 나라 윤리(6:20-49)

① 20-26절: 복과 화(6:20-26)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포하신다. 가난한 자, 지금 주린 자, 지금 우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고 있으며(20절) 또한, 미래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는 자는 화가 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현재 모습의 반대가 될 것이다.

먼저 “가난한 자”[프토코스]는 사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다(4:18). 반대로 “부한 자”(24절)는 부를 의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cf. 약 2:6-7, 5:4-6).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자들이며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cf. 18:25, 그러나 성경이 부자를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주린 자”와 “우는 자”(21절) 그리고 “배부른 자”와 “웃는 자”(25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cf. 마태복음 5:3, 6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추가된 설명을 통해 그 영적 의미를 더욱 부각한다). 특별히 이 복과 저주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상급의 약속은 제자들과 초대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박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cf. 행 5:41, 16:25).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며 그것을 더욱 추구하는 자들이다(26절). 대럴 벅은 26절의 경고가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내용을 변질시키는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② 27-38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6:27-38)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맞서 싸우지 않고 남을 잘 대접하며, 바라지 않고 선대하며 꾸어주는 일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다운 모습이다(27-35절, cf. 쿰란 공동체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고 여겼다). 29절의 뺨을 맞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욕과 손해를 당하는 경우 복수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더 손해를 볼 것까지도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다. 30절의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표현은 착취 당한 상황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어렵게 꾸고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 표현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고”[크레스토스]와 “자비로운”[오이크티르몬] 성품을 닮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35-36절). 그들은 자비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돌려 받을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고 한다(35절).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 받기 원하는 마음(cf. 26절)이나 심판(비판, 정죄, 용서없음, 헤아림, 37-38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살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동기로 그 일을 행한다. 그 사랑의 실천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38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 즉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37절). 예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른다.

③ 39-49절: 참된 제자의 분별과 순종(6:39-49)

39-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5:39)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지도자에 대해 경고하신다.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큰 흠은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작은 흠을 지적하는 “외식하는 자”이다(39, 42절). 거짓 선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행위 자체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본성에 있다. 그들은 “못된/나쁜/썩은 나무”다(43절).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45절). 그러한 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책임이다.

46-49절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명령)에 순종한다. 그는 견고한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나 듣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 같을지라도 위기의 때에 (혹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대럴 벅은 종말론적인 이미지가 없다고 본다) 그 허상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예수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이 설교는 예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소개하며, 예수의 권위를 알려 준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대럴 벅)




4.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가 드러남(7:1-8:56)

(1) 어떤 백부장의 믿음(7:1-10)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해주신 사건이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장로들에게 선한 일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3-5절) 예수님을 극진히 존중함으로 대한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신다(9절). 그가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자격이 되지 않으니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7절)때문이었다. 그의 요청은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영적 세력)을 통솔하실 수 있는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태복음의 평행본문(8:5-10)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와 요청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마태가 이야기를 축약하는 데에 나온 차이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그 보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누가복음의 본문처럼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요청했을 것이다.

(2) 예수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 줌 및 예수에 대한 질문들(7:11-17)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에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먼저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관(널판)에 손을 대시고(일반인들에게는 부정해지는 행동이었다)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신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14절,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형). 예수님께서는 “죽음”에게 명령하시고 생명을 부르신다. 죽은 청년은 일어나고 말도하였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신적 권위와 함께 그분의 자비(긍휼히 여기심)에 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며 흥분하였다(16절). 아마도 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렸을 것이다(왕상 17:21, 왕하 4:31-35).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와 다르게 말씀만으로 사람을 살렸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능력)으로 살렸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큰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하였다. 소문은 온 유대에 두루 퍼졌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3) 예수에 대한 질문들 및 세례 요한(7:18-35)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이 감옥에 있던(3:20)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렸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그분(메시아)”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는 묻는 제자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온갖 병자가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22절). 이 일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선언하셨던 말씀(4:18-21)의 확증이었다. 메시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요한은 충분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23절).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요한의 사역에 대해 증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에게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요한이 외치던 곳)에 갔는지 묻는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선지자다. 그러나 실상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다. 그는 말라기 3:1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다(27절, cf. 1:17).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28a절).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차원에서 요한 보다 큰 자다(28b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 옛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성취의 시대의 가장 작은 구성원이 되는 것이 더 의미 깊은 것이다.”(대럴 벅)

누가는 29-30절에서 백성들과 종교지도자들에 대해 평가한다. 세리를 포함한 백성들은 요한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과 그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종교지도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아이들”과 같다(32절, cf. 예레미야스, 마샬의 견해이다. 핸드릭슨은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자들이 종교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거리만 찾아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33-34절).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실족하는) 자들이다(23절).

(4)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예: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죄 사함을 받음(7:36-50)

누가는 29-30절에서 백성과 종교지도자들의 대조적인 반응을 평가했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여인의 행동과 한 바리새인(시몬)의 반응을 통해 그 평가를 예증한다.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소개된다. 그녀가 창녀일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값비싼 “향유”[뮈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45절)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며”[아가파오] 그 마음을 그와같이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39절)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두 명의 탕감받은 자에 관해 이야기하시며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된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 이 비유는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며, 예수님 자신이 “빚을 탕감해 주는 자”임을 선언한다. 여인은 자신의 큰 죄를 인식하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또 이 여인은 그 죄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있다. 비유와 연관하여 예수님을 그녀가 자신에게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나 시몬은 “죄 사함을 적게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적게 사랑한다”(47절). “이 여인의 행위에 근거해서 죄 사함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행위는 자신이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대럴 벅).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 사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다. “네 죄가 사하여 졌다”(48절, 현재완료형). 이 선언은 또 다시 사람들의 논쟁을 일으켰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49절). 여인은 이미 믿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50절)라고 하시며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 여기서 강조는 “믿음”에 있지 않고 사죄 선언, 구원 선언에 있다.

(5) 믿음에 대한 또 한 가지 예: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8:1-3)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따라(4:43)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와 몇몇 여인들과 함께 다니셨다. 함께 한 여인 중에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심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안나(24:10), 수산나 등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다. 특별히 요안나에 관한 언급은 예수님의 사역이 권세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믿음에 대한 요구(8:4-21)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신다(4-15절). 그러나 그 초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주제는 21절까지 이어지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에 그 강조점이 주어진다(18절, cf.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씨 비유 다음에 등불 비유-16절-가 이어진다. 그러나 그 교훈이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하라는 데에 있다).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꼭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가리킨다(11, 15절, cf.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깨닫는” 것에 초점을 둔다-마 13:19, 23). 나머지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유혹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 비유는 6:46-49의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교훈과 일치한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시험의 때에 그 고백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날 것이다.

16-18절은 등불 비유(격언)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것을 교훈한다(cf. 마태복음 5:15-16과는 그 초점이 다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있는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18절).

19-21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막 3:21, 31).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21절)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 가족 구성원이되는지를 가르쳐주신다. 누가는 이 사건을 현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통합하며 마무리한다.

① 22-25절: 풍랑을 잠잠케 하심(8:22-25)

누가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요구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며 책망하신다. 제자들은 놀라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라며 묻는다. 이제 독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26-39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심(8:26-39)

이어지는 이야기는 “군대”[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사건이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룬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단수)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무저갱/지하 세계”[아뷔소스]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구한다(28, 31절). 귀신은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하며 그저 빌뿐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귀신들린 돼지 떼(약 2천 마리-막 5:13)는 비탈로 내리달아 몰사했다. 사람들이 몰려와 귀신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하였다(35절). 그들은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인 것은 확신했겠지만 그분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 가시기를 구하였다(37절).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거라사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39절) 온 성내(데가볼리)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였다.

③ 40-56절: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8:40-56)

마지막 이야기는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겹친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사이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삽입된다. 예수님께서는 고위관직의 사람뿐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서 자신의 옷가를 만져서 치료받은 그 여인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48절)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열두 해 동안 고통받은 여인에게 개인적이고도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표현이다(7:50).

한편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참기 힘들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질병의 경중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서의 치료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계획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날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 소식을 금방 들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50절)고 명령하신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신뢰했을 것이다. 야이로의 집 사람들은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다(53절). 부모는 어땠을까?부모는 세 제자와 함께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51절). “아이야, 일어나라”(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 cf. 7:14). 아이는 살아나고 부모는 놀랐다. 이 기적은 혈루병 여인의 치료와는 다르게 누군가의 믿음이나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한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56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왜곡된 메시아 상을 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유대 지역에서 특별히 더 유의시킨다(cf. 39절).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는 온 지역으로 퍼졌다(마 9:26).




5. 제자도와 예루살렘 길의 준비(9:1-50)

④ 열두 제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심(9:1-6)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cf. 10:9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병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아포스텔로]. 제자들은 각 “마을”[코마스]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 지팡이, 배낭(전대), 양식, 돈,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오직 자신들을 영접하는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다. 만약 그 성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며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고(경고의 표시를 남기고) 그 성을 떠나라고 하셨다. 10장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전파할 메시지의 내용과 여행 규칙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다.

⑤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함(9:7-9)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소식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다. 분봉 왕 헤롯도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해 한다. 그는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말에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마태복음(14:2)과 마가복음(6:16)은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옛 선지자(모세, 이사야 등)가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헤롯은 놀라움과 호기심 속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하여 보고자 했다(cf. 23:8에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난다).

⑥ 오병이어의 기적(9:10-17)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 파송 사건(9:6)과 이어지며 베드로의 신앙고백 바로 앞에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제자들을 데리고 벳새다로 가신다.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리는 그곳까지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병자도 고치셨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사 그 큰 무리(남자만 오천 명)를 충분하게 먹이신다(cf.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간략하게 이 내용을 기술한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시험을 하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13절). 제자들은 상식적인 방법 밖에는 생각해 낼 수 없었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신다. 즉 사람들을 그룹으로(50명씩) 앉게 하시고 떼신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게 하심으로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도 고쳤고, 예수님의 기적에도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다.

(1)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고난에 관한 가르침(9:18-27)

제자들(8:25)과 헤롯 안디바(9:9)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20a절).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19, 7-8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20b절, cf. 마 16:16).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선지자가 아닌 구약에 예언된 “왕적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더해주신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다(22절).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의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셨다(23절, cf. 대럴 벅은 이 말씀을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날마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제자들은 분명히 당황했을 것이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며(cf. 행 1:6) 메시아 왕국을 세워, 자신의 지위를 높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목숨을 얻는 방법이다(24-25절, cf. 17:33). 그리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메시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만약 그런다면,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심판자의 권세를 행사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할 것이다(26절).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동기와 목표를 재점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27절)과 함께 마무리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 해석적 이견을 낳았다. 어떤 사람은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며(칼빈, 베자), 다른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킨다고 본다. 많은 교부들은 이 말씀이 다음에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대럴 벅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변화산 사건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며, 22장 69절(마 26:64)을 근거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닌 계속 머무는 사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강림과 함께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본다. 변화산 사건은 “미리 맛보기”와 같다.

(2)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됨: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9:28-36)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27절)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함으로써 27절 말씀이 일차적으로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증한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세 명의 수제자들(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 가신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은 희어져 광채가 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다. 그 나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별세”([엑소도스], 떠나감)에 대한 것이었다(31절). 여기서 “엑소도스”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부활과 승천까지도 포함한다.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베드로는 두 사람이 “떠날 때” 자기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지을테니 가시지 말라고 만류한다(32-33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들은 몹시 무서워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35절, cf. 3:22).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친히 증거하신다. “택함 받은 자”라는 표현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증한다. “사실상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서 얼마 후에 언급된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그 신앙고백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대럴 벅)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신명기 18:15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며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행 3:19-24)임을 증명해 준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세 제자가 본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마 17:8-9, 막 9:8-10).

(3)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의 가르침(9:37-50)

9장 시작부에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경험을 했다(1, 6절). 그리고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먹이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도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실 때가 되었고 제자들은 준비된듯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 다룬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신다. 그때 심하게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구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며 예수님께 나아와 구한다(38-40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며 책망하신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41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신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 더 배워야 한다. 그들은 예전의 경험으로인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이의 치유를 목격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다(43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사람들의 오해(정치적 메시아 대망)를 막기 위해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44절).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당황했을 것이다.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다른 복음서는 그들의 믿음과 기도의 부족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하실 일(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누릴 것이라 기대한 “영광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46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교훈하신다. 결국, 어린 아이같이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48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열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임재에 근거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도덕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대럴 벅)

49-50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의 활동을 금하였다. 제자들은 그들의 성공적 사역을 질투하며 경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cf. 11:23).






IV.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유대인들의 거부와 새로운 길(9:51-19:44)


1. 예루살렘을 향한 길의 시작(9:51-10:42)

IV.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유대인들의 거부와 새로운 길 (9:51~19:44)

이 대단원은 누가복음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며 대부분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들이 소개된다.

(1)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9:51-56)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길을 준비하게 했다. 예수님의 자신의 승천(“들어 올림을 받음”)의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 사자들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 않았다(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마을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이를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불을 내려 그 마을을 멸하자고 제안한다(54절).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 마치 자신들이 “큰 자”이고 당장이라도 심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꾸짖으며 다른 마을로 가셨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최종적 심판은 나중에 임할 것이다(10:13-16, 17:20-36).

(2) 제자도와 관련된 경고(9:57-62)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의 고난과 거부에 동참하는 것이다.” (Danker) 등장하는 세 사람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누가는 세 가지 경고를 남긴다.

①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57-58절)

② 하나님 나라의 복음전파가 가장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59-60절)

③ 복음 사역에 언제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61-62절)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단호하며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의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으신다. 또한, 누구도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신다. 누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주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독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각자 반응해야 한다.

(3) 70명의 제자들의 복음 사역(10:1-24)

열두 제자 파송(9:1-6)의 다음 단계로서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된다(cf. NIV, ESV 성경은 72명으로 번역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더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신다. ①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2절). ② 제자들은 이리 가운데있는 어린 양 같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위대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3-4절, cf. 22:35). ③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들의 대접을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말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라(5-9절, cf.18절). ④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과감하게 나와서 발의 먼지를 떨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경고하라. 그 동네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10-12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벳새다 그리고 가버나움(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에 저주를 선언하신다(13-15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 성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파송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자(메신저)로서 권위를 가진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16절).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격려와 함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파송하셨다. 칠십인은 사역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현재 완료형).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현재 명령형)”(19-20절). 이 경고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의 상황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때는 능력없는 자같이 핍박 당하고 끌려갈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으며 기뻐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계시해주셨기 때문이다(22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요 17:3). 이 계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23절, cf. 마 13:16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이유로 기뻐해야 한다. 마태복음은 다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한다(마 11:25-27).

(1) 이웃을 돌보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10:25-37)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물으신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하신다. 그 사람은 신명기 6:5과 레위기 19:18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이것을 행하라(현재 명령형).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28절, cf. 신 4:1, 8:1).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신30:6).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에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의 수준에서 대답해 주고 계시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하고 묻는다(29절). 어쩌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언약의 백성”으로 제한할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cf. 마 5:43).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답변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30-35절)를 통해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는 네 민족만을 이웃이라 생각하며 도우려하겠지만, 나는 말한다. 네가 무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여 스스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되어주는 것’이다. 너는 너의 원수 혹은 네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생에 관해 진지하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자체는 어렵지 않다. 풍유법적으로 여러 의미들을 부여하는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대조는 그 율법교사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누가는 여기서도 율법교사의 반응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크게 분노했거나 크게 회개했을 것이다.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37절)는 말씀은 율법(26절)을 해석하며 명령하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 준다. 독자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10:16).

(2)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 마르다와 마리아(10:38-42)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였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한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스스로 앉아(재귀형)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와 약간의 불평섞인 목소리로 마리아를 명하여 자신의 음식 섬기는 일을 돕게 하실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하신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네 동생은 좋은 ‘몫/분깃’을 택했다. 이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41-42절). 마르다의 요청은 당시의 배경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마리아의 행동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랍비에게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2. 기도와 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11:1-13:21)

(3)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11:1-4)

마태복음의 ‘주기도’ 본문(마 6:9-15)과 평행본문이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본문의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의 것보다 간략하다. 마태복음은 주기도 가르침 이후에 용서와 금식에 관한 교훈을 이어갔다면 누가복음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파테르]라 부르며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한 자녀됨을 고백한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자녀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한다(cf. 이러한 간구 내용은 유대 회당 예배에서 맨 마지막에 올렸던 ‘카디쉬’ 기도문과 흡사하다. “그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되소서/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소서/ 당신의 생애와 당신의 날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시대에/ 신속하게 곧바로.” 대럴 벅 주석에서 인용, p. 155). 이어서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온다. 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신앙 공동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 ②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신앙 공동체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cf. 집회서 28:2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에 네 죄도 사해질 것이다”. ③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다(cf. 바빌로니아 탈무드 b. Ber. 60b, “나를 죄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나를 죄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다.

(4) 기도에 대한 가르침(11:6-13)

주기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다. 먼저 질문으로 생각하게 하신다. 만약 여행 중인 친구가 밤중에 집을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 친구에게 가서 빵 세 덩이를 빌리려고 한다면, 그 이웃 친구가 “안 된다. 우리 가족이 다 잠에 들었으니 가족을 깨우면서까지 일어나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고 물으신다. 예수님의 대답은 설사 그 이웃 친구가 친구 관계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강청함”([아나이데이아], 대담함과 뻔뻔스러움) 때문에라도 줄것이라고 말씀하신다(8절).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담대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신다(9-10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이어가신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이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전갈(나쁜 것)을 주겠느냐는 것이다.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물으신다(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되신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13절의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은 주기도의 간구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히 용서를 위한 기도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4절)에 대한 확실한 응답으로써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1) 논쟁: 예수의 축귀 사건 및 치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11:14-26)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바알세불-왕하 1:2)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자들(바리새인과 서기관-마 12:24, 막 3:22)을 책망하시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임을 선언하셨다(20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며 한 집을 장악하고 그 집의 “재물(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정복하시고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전사이시다(cf. 이러한 이미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 임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비유된 재물은 “죄 사함, 성령, 영생”등 영적인 선물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을 정죄하시며 비유를 더하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2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있을 곳이 없어 헤매다가 결국은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처음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격했지만 그것을 비난하며,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다.

(2)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11:27-36)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자들도 있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낳고 기른 여자가 복이 있다고 하며(27절)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다(28절, cf. 8:21).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에게(16절)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다(29절).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마 12:40).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악한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오직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이 세대는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심판 날에 “남방 여왕”(왕상 10:1-13)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하신다(31-32절).

33-36절: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빛)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눈이 건강한 사람(분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것이다.

“예수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한다. 그 빛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그 빛은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면, 그의 내면은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예수를 통해 비춰지는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럴 벅)

(3)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함(11:37-54)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전통을 따라 잔과 대접을 정결케 하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40절, cf. 20:45-47).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구제를 하라고 명령하신다(41절). 이것이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히 내면을 살피고 정결케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몸의 등불” 비유(34-36절)와 연결된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개의 화를 선언하시며(42-44절),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율법교사(서기관)에게도 세 개의 화를 선언하신다(46-47, 52절). 바리새인을 향한 화 선언은 ① 먼저 그들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것이다(cf. 미 6:8). 그들은 엄격한 전통을 따라 각종 작은 식물의 십일조까지 바치지만 정작 중요한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 ② 둘째로 그들의 명예(높은 자리와 존경 받는 것)에 대한 욕구로인해 화가 선언된다. ③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모르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즉 그들은 백성을 잘못된 길-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율법교사는 ① 어려운 규정들(전통)을 사람에게 지운다는 이유로 화가 선언된다. 또한, 그들은 ② 조상때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함으로 화를 입을 것이다. 아벨에서부터 사가랴(대하 24:20-21)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에 대한 대가를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50-51절). 마지막으로 ③ 율법교사는 “지식의 열쇠”(율법)를 가지고도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도 막는 일을 한다고 지적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전통적인 세력을 정면으로 공격하였고, 그들은 예수님께 앙심을 품기 시작하였다(53절). 그들은 예수님의 말 속에서 트집을 잡고자 예수님께 꼬치꼬치 캐물었다.

(1) 위선을 경계할 것,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함 및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시인(12:1-12)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맹공격을 받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지해야 한다.

수만 명이 무리가 모여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1절). 그들의 위선은 드러날 것이다(2-3절). 너희는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게엔나]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4-5절). 하나님은 작은 부분까지 살펴 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죽고 사는 것은 그분께 달려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6-7절). 핍박으로 인해 심판대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예수)를 시인하고 부인하지 말라(8-9절).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니(11:15)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10절). 심판대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주실 것이다(11-12절, cf. 행 4:8, 7:51-56).

(2)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12:13-21)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문제를 랍비에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쟁에 끼어드는 것을 거절하시며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물리치라고 교훈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그는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부족하자 곳간들을 크게 새로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한다. 그 부자는 그렇게 하여 마음에 만족을 느끼며 걱정없이 먹고 즐길 것을 기대한다. 이 부자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신다(20-21절).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21절)는 표현은 33절의 ‘구제하는 일을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cf. 마 6:20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부자는 이 땅의 재물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소유하지 못했다(cf. 11:41).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15절).

(3)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12:22-34)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것을 가르치신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시고(24절),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시는 것(27-28절)을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삶의 초점을 두지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31절). 제자들은 세상 염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거나(28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32a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특별히 구제하는 삶을 말한다. 구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33-34절, cf. 19:1-10 ‘삭개오 이야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제자들이 해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32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4) 깨어 있어라 및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들과 불성실한 종들(12:35-48)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신다. 인자가 도둑처럼(39절) “생각지 않은 시간”(40절)에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마치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38절). 그는 주인의 섬김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37b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묻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바로 대답해주시지 않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다.

주인이 올 때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청지기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는 칭찬을 받아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맡은 일에 불성실하며 방탕한 종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46절)에 주인이 와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cf.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 24:51은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여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좋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47-48a절). 또한, 많은 맡은 종은 그에 맞게 그 결과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48b절). 결국, 베드로의 질문(41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그리스도인)은 주인의 오심을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맡은 바가 있는 제자들(지도자 직분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후에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약 3:1)고 하였다.

(1) 이 특별한 때를 분간하라(12:49-59)

예수님의 “불을 던지러 왔다”(49절)는 말은 사람들을 심판하고(3:9, 17) 각 사람을 구별하는 성령의 사역(3:16)을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다(대럴 벅). 그분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나뉜다(cf. 2:35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 한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나뉠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52-53절, cf. 마 10:34은 “검”을 주러왔다고 하심). 그러나 이 일은 아직 편만히 성취되지(불 붙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으심(“받을 세례”-50절, cf. 막 10:38)이 있은 후에야 이러한 일들이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대럴 벅은 50절의 “세례”를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어서 무리에게 말씀하신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때”[카이로스]는 분간하지 못하느냐”(56절).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귀신을 쫓아내도 비난하며, “새 교훈”을 가르쳐도 거부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한다.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뿐이다(11:16). 그들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기를 멈췄다. 58-59절은 마태복음에서 형제간의 화해라는 주제로 언급되지만, 여기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 57절의 옳은 것은 판단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즉 지금의 때를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후문맥을 살펴본다면, 여기서 빚은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 빚을 진 것을 언급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앞에서 예수는 사람들이 시대의 특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꾸짖었다.이어지는 단락에서 예수는 회개에 대해 말한다.” (대럴 벅)

(2)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13:1-9)

그때 마침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었다. 이들은 이 비참한 사건에 대해 신학적 이유(죄에 대한 형벌)를 알고 싶었을 것이다. 혹은 빌라도를 비난하는 정치적 발언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 사건’(4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다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다(3, 5절).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경고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심판의 임박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다(cf. 미 7:1). 포도원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려 하지만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인해 무화과나무의 생명은 한 해가 더 연장되고 열매 맺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스라엘”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구원받을 만한 때)에 회개해야 한다. 그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3)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인을 고쳐 줌(13:10-17)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나뉘어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사건은 4:31-41과 6:6-11 그리고 14:1-6에 나온다. 회당장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지고 그외 모든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17절).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났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앓고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시고 안수하시니 곧 등이 펴졌다(12-13절). 6장 10절에서는 말씀만으로 고치셨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안수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셨음을 분명히 하셨다. 회당장은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이는 급하지 않은 병이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꾸짖는다(1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내면의 가증함을 드러내신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여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한다. 여전히 강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시대/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는 특별한 시대가 온 것이다... 독자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불평하는 사람들의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편에 속할 것인가?” (대럴 벅)

(4)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13:18-2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신다. 하나는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 비유이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같이 미미해 보이지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고 많은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cf. 겔 17:22-24). 또 하나는 누룩 비유이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누룩은 적은 가루이지만 반죽 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크게 부풀게 한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반드시 성장해 가며 그 세력을 넓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나 제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통해 표현된다.




3. 하나님 나라의 초대와 거부(13:22-14:35)

(5)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이 곧 닫힐 것이다(13:22-30)

이 단락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본문들과 평행을 이룬다. 그러나 그 전후문맥과 상황이 다르게 여기서는 한 번의 가르침으로 연결되어 소개된다. 이러한 차이들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전승 자료를 사용했음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 목적지(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은지 물어본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한편으로는 많을 것이다(29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다고 말할 수 있다(24b절-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강조하신다(cf. 마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24절)는 말의 의미는 이어지는 예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집 주인이 한 번 문을 닫으면 그 뒤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기서 쫓겨난 자들은 자신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 친밀했던 관계를 주장한다. 그러나 집 주인은 그들을 “불의의 일꾼들”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27절, cf. 마 7:23).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결국,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cf. 마 7:21). 이 말씀은 특별히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한다. 그날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29절, cf. 마 8:11-12).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다”는 말씀(30절)은 마태복음 19:30, 20:16에도 비슷하게 언급된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다. 하나님과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나라 밖에 쫓겨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열심히 따랐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꼴지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적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6)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비탄해함(13:31-35)

그때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며 그곳에서 떠나실 것을 권한다. 바리새인의 의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여우(헤롯)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들과 헤롯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헤롯을 “여우”로 칭하신 것은 그가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거나(cf. 느 4:3) 거짓말쟁이/교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혹은 파괴자라는 의미(cf. 애 5:18)로 말씀하신 것이다. 32-33절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신속하게”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임무를 마무리할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네 번째로 예고한다(9:22, 44, 12:50).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옛 선지자와같이 예루살렘을 위해 통곡하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cf. 렘 15:5).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여러번 그들을 모으려 했지만 그들은 거절하였다(cf.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1인칭 화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인정하기까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7) 또 다른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줌(14:1-6)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죽이려하니 떠나시라는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13:32)이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12:56).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것이다(cf. 11:37-38).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선의를 악용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몰래 주의 깊게 지켜 보고 있었다”(1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그리고 먼저 물어보신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3절).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수종병 든 자를 “잡고”(‘데려다가’로 번역됨) 고쳐주신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가증함을 드러내신다. “너희는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느냐”(5절). 13장 15절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이끌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고 지적했었다.

(8) 겸손과 관대함에 대한 가르침(14:7-14)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며 교훈하신다. 스스로 높은 자리(집 주인의 바로 옆 자리)에 앉으려 하지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올라 앉으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11절).

이어서 예수님을 청한 사람에게 교훈하시기를,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cf. 20:35) 갚아 주실 것이다(14절). 잔치자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즐기며 서로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다.

(9) 큰 잔치에 대한 비유(14:15-24)

잔치자리에서 함께 먹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 시”에 갚아 주실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한 말같다. 혹은 13장 29-30절의 말씀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화를 통해서 먼저 초대 받았던 사람들(이스라엘 혹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24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민족이었다. 이들은 마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각자 자기일에 바빠, 초대받은 일을 우선에 두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다(18-19절, cf. 마 22:1-14에서는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다. 임금은 군대를 보내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죽이며 동네를 불태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다. 하나님께서는 품으려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13:34).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는 주인이라면 그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초대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대신 채우실 것이다(21, 23절).

(1)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의 갈등과 극심한 고난을 감당해야 함(14:25-33)

11장 14절 이후로 14:24절까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26절, 마 10:37).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27절, cf. 9:23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위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라고 도전하시며 두 가지 예화를 드신다. ①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은 자신이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얼마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28절).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중단되고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② 어떤 임금이 적과 싸우려 할 때에 승산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만약 승산이 없다면 빨리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31-32절).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33절).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cf. 잔치에 초대 받은 사람들 비유에서 사람들은 ‘잔치’를 최우선에 두지 않았다). 이것은 특별히 선택된 “성숙한” 제자들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무릇 내게 오는 자”-26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13:24).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12:31-32).

(2) 소금이 고유한 맛을 지녀야 한다는 경고(14:34-35)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는가?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도와 연관하여 제자의 본질(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잃으면 더 이상 제자일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cf. 이는 마태복음의 문맥과 다르다). 여기서는 소금의 다른 용도(방부재, 불쏘시개)에 관해 말하지 않고 짠맛을 내는 양념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소금이 그 고유한 맛을 잃으면 그것은 버려진다.




4.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에 이르게 함(15:1-32)

7.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에 이르게 함 (15:1~32)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왔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방한다(2절).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한다.

(1)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15:3-10)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신다.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며 다른 양들을 놔두고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다. 애써 찾다가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잔치하며 기뻐할 것이다. 비슷하게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찾다가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 두 비유의 교훈은 분명하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다(7, 10절). 예수님의 표현은 매우 강조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7절).

사회에서 증오와 거절의 대상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며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셨다(5:32).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망과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가까이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2)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15:11-32)

세 번째 비유는 앞의 두 비유에 비해 길고 자세하다. 그러나 그 핵심 교훈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더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첫째 아들”과 연관된 교훈이다. 첫째 아들은 형제(동생)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다. 아버지의 마음(“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기뻐함-24, 32절)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만 속 좁게 생각하기 때문이다(29-30절). 두 번째 교훈은 분명히 불평하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다.

12-13절은 둘째 아들의 패역함과 방탕함을 묘사한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패륜 아들이다. 그는 조상의 기업(땅)을 다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다. 14-19절에서 아들은 지극히 궁핍함을 경험하다가 스스로 돌이켜(“정신을 차리고”-17절)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안 되며 오직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한다(19절). 이는 회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 준다. “회개란 자신의 권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대럴 벅).

아들은 용기를 내어 어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의 돌아옴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반갑게 맞이한다(20절).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으며 제일 좋은 “옷”(예복-계 6:11)을 입히고 큰 잔치를 열며 함께 기뻐한다. 25-32절은 첫째 아들의 불평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째는 동생의 돌아옴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도 거절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타이르며(미완료 과거형)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네것이다”라고 말한다. 첫째는 자신이 이미 아버지(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32절)라고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선택해야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고(21절) 집 안에 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한글개역개정 29-30절의 “아버지”라는 단어는 you/your를 의역한 것이다) 집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28절).




5. 재물, 율법, 믿음, 종말에 대한 가르침(16:1-18:30)

(1) 교활한 청지기의 비유(16:1-13)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지기 직분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해고될 위기에 처한다. 그는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자신의 재량으로 상당히 탕감해주며 그들을 관대하게 대한다(cf. 청지기는 3년에서 많게는 10년 치 품삯을 탕감해 준다. 이는 이자나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감해준 것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해고 된 후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한 것이다(4절). 그런데 주인은 이 “옳지 않은”(부정직한) 청지기가 “약삭빠르게”([프로니모스] shrewdly) 행동했다고 칭찬한다(8a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교훈으로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요 12:36,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다(8b-9절).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의 하나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투자(관대함과 구제)하지 않고 물질적 욕심을 품는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워야 한다. 9절에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세속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재물의 부정적인 면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표현 또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시적인 유익이 아닌 영원한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신실)해야 한다. 11절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것을 말하며 12절은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이 땅에서” 주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땅에서 돈과 같은 작은 사항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맡아 섬길 준비가 된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13절).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구제 등) 재물을 사용하겠지만, 반대로 재물을 섬긴다면 재물을 모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제자도의 핵심인 우선순위 문제(14:26)를 다룬다.

(2)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16:14-18)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들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은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경고하신다(15절).

누가는 “약속과 성취”라는 두 시대로 구분한다. 세례 요한은 전환기의 인물이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다(16a절). 16절 하반절(“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① “침입한다”[비아조]를 “난폭하게 대한다”로 이해한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②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격렬한 방법으로 시도한다는 것이다. ③ [비아조]를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길을 재촉한다”로 해석한다(헨드릭슨, 마샬). ④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일관되며 지속적인 간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피츠마이어). 즉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권면하신다는 것이다. 대럴 벅은 네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는 역할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굳게 세우며(완성하며)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신다(17-18절). 특별히 이혼 문제는 당시에 매우 논쟁이 되던 주제 중의 하나였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엄격한 입장(재혼이나 이혼녀와의 결혼도 간음, 즉 사형에 해당한다)을 선언하신다(cf. 막 10:11-12).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모든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제시하신 것이다(cf. 마 5:32, 19:9).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의도(재혼을 위한 이혼)를 아신다. 17-18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해석자이며 완성자임은 선언하시는 것이다.

(3)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비유(16:19-31)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와 그의 집 앞에 있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지에 관한 비유이다.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거지는 이름이 주어진다(cf. “나사로”는 ‘엘르아살’의 축약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다).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음부”[하데스]에서 고통을 받는다(23-24절).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물 한방울의 긍휼을 구하지만 부자는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만 듣는다(25절).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과 같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땅으로 다시 보내어 증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마저도 거절당한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구약성경)에게서 듣지 않는다면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30-31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교훈이 분명하여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6장은 처음부터 재물의 지혜로운 사용(관대함)에 대해 가르쳐 준다. 부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어리석은 자”(12:20)처럼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다. 즉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다(cf. 신 15:7-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러한 어리석은 자는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비유(예화)는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지만 이야기의 세부 내용인 반드시 사후 세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비유는 그 전체 이야기에서 교훈을 삼아야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9. 거짓된 가르침, 용서 및 섬김 (17:1~10)

이 단락은 서로 구별된 주제들이 격언들처럼 제시된다. 한편 핸드릭슨은 그 가르침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럴 벅은 그런 주장이 다소 무리한 추론에 근거한다고 말하며, 단지 제자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17:1-3a)

“작은 자”(새 제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스칸달론]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으로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은 특별히 선생들에 대한 경고로 듣는 자들은 바른 선생을 가르침을 받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현재 명령형).

(2)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라(17:3b-4)

만약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다면 충고해야 한다. 이것은 형제된 자의 의무이다. 무조건 먼저 덮어주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형제가 회개할 때는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cf. 6:37). 그 회개의 진정성과 앞으로의 태도의 변화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을 회개한다면 용서하라고 명령하신다(cf. 마 18:21-22).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앙은 단순히 사적인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을 함께 지키며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대럴 벅)

(3)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실행하라는 권면(17:5-6)

예수님의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한다. 누가는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요구가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7:19-20, 20:21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과 무화가 나무가 말라버린 상황 속에서 가르침이 주어진다. 누가복음에서는 꼭 그와같은 배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는 믿음의 진정성에 초점을 두어 말씀하신다.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종의 비유(17:7-10)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인을 섬기는 종의 일상적인 섬김의 태도를 예로 들면서 “이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자로서 겸손히 종의 자세를 유지할 것을 말씀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충성된 종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도리어 섬겨주시는 분이시다(12:37). 그렇다고 하여 울리는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자의 기본 자세이다.

(1) 열 명의 나병환자와 어떤 사마리아인의 믿음(17:11-1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에(cf. ‘갈릴리’라는 지명은 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한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오직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모두 나병이 치료되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돌렸다고 칭찬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아마도 다른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병을 고침받긴 했지만 영적인 구원에 대한 선언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렸다.

(2)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17:20-21)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장소에 임하는 것도 아니다(cf. 23절, 마 24:26). 그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21절).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다(11:20).

“바리새인들은 이곳 저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또한, 그 나라의 프로그램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인공인 예수가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단지 예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대럴 벅)

(3) 인자의 날은 속히 올 것이며, 그날에 심판이 실행됨(17:22-37)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될 것이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바라지만(cf. 19:11, 행 1:6)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22절).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그러나 인자는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우주적 재림에 앞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25절).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자의 날들”-26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30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23-24절). 그때가 차기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며 소돔을 멸망시키듯 완전한 형벌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29, 37절). 성도는 롯의 처를 기억하여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31-32절, cf. 대럴 벅은 31절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연결된다는 의견에 회의적이다. 32절의 롯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반면, 성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cf. 9:24-25).

34-35절은 심판이 곧바로 실행될 것에 관해 말한다. “그 밤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을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 “데려감을 얻는다”는 표현이 노아와 롯의 사례를 생각해 볼 때 구원을 받기 위해 데려감을 얻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입니까”라고 묻는다. 제자들은 여전히 마지막 심판의 일들이 특정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그들은 심판과 구원의 장소에 대해 묻는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주검(사체)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37절)고 말씀하신다. 무슨 뜻인가? ① 새들이 주검 위에 멤도는 것처럼 심판의 장소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의미다(마 24:28). ② 심판의 때는 곧 죽음의 때다. ③ 심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실행될 것이며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합리적이다.

(4) 기도의 응답 및 신원에 대한 약속: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18:1-8)

이 비유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연장이다. 제자들은 박해를 대비해야 한다(17:33). 그 가운데 그들은 “인자가 올 때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8절) 하나님께 공의를 세워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응답해 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그리고 속히 풀어 줄 것이라고 교훈하신다. 강조점은 마지막 말씀에 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8절b).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cf. 딤후 4:7).

대럴 벅은 7절 하반절의 “오래 참으시겠느냐”의 여러 해석에 대해 자세히 논한다. 가장 타당한 해석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한편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과 관련하여 “불신자들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벧후 3:8-9)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1) 겸손과 교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18:9-14)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로서 비유를 말씀하신다. 비유 속에서 교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한 세리와 대조가 된다. 그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11-12절). 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있다(cf. 11-12절에 ‘나’라는 일인칭 주어가 다섯 번이나 등장한다). 이와 반대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13절). 그런데 반전은 그다음이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솔직한 세리였다(14a절, cf. 본문은 “칭의”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반대로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스스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14b절). 이러한 원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2)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18:15-17)

교만과 겸손에 관한 주제는 이 단락과도 잘 연결된다. 제자들은 “어린아기들”[브레포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영접 하시며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다(cf. 막 10:14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신다.

(3) 예수와 어떤 부자 관리의 대화 및 제자들의 질문(18:18-3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델로써 어린아이를 이야기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재물을 의지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부자의 태도는 35-43절에 나오는 맹인의 태도와도 대조된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묻는다(cf. 10:25). 예수님께서는 그의 환심을 사려는 말투를 지적하시며 십계명에 근거한 기본적인 계명을 언급하신다(19-20절). 그런데 이 관리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며 당당하게 대답한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22절)고 명령하신다. 이 부자 관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의 급진적인 명령은 그의 마음 속에 “재물의 우상”이 있음을 드러내셨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못했다(23절, cf. 12:1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그는 “하늘의 보화”(22절)가 아니라 “땅의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다(cf. 12:13-21).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24절). 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을 느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청중은 그 부자를 “구원에 가까이 이른 자”로 이해했다. 사람들의 눈에 그는 율법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만큼 어렵다면 누구도 구원받기 힘들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27절)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의 “자기 의”(21절)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2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 부자 관원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한다. 누가는 마태와 다르게(마 27:30) 예수님의 답변의 긍정적인 면만을 기록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헌신을 인정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을 버린 자는 “이 시대 안에서”와 “오는 시대”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30절, cf. 5:10, 8:21).




6.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왕의 길(18:31-19:44)

(1)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난에 대해 예고함(18:31-34)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과 삼 일 만에 “일어날” 것을 열두 제자에게 따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연관하여 이것이 어떻게 구약 예언의 성취인지 이해하지 못한다(34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2) 다윗의 자손의 치유 사역(18:35-43)

여리고 근처(예루살렘에서 약 29km 떨어진 곳)에서 한 맹인 거지(바디메오-막 10:46)가 예수님께서 지나 가신다는 말을 듣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른다. 그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한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38, 39절).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신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맹인의 입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간구와 그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다(42절). 볼 수 있게 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묘사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맹인의 이야기는 앞서 소개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비교될 수 있다. 제자들은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맹인은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려서 그의 눈이 뜨이는 구원을 받았다. 제자들에게도 맹인과 같은 끈기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단락에서 누가가 제시해 주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나사렛 예수는 바로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준다... 각 사람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럴 벅)

(3) 삭개오: 믿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님(19:1-10)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을 만나주신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을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원하신 것처럼 묘사한다(3-4절). 그가 세리장으로서 군중들의 미움을 샀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는 큰 용기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실 때 그는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다(6절).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마음의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기쁘게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 주며, 자신이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네 배로 갚겠다고 고백한다(8절).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3:8, 12).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증명해 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9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10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삭개오는 자신의 돌이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마음에 회개와 영접이 일난 것을 그 행위로 증명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공언해주신 것이다.

삭개오는 앞에 나오는 부자 관원과는 달랐다. 그는 소유를 포기하라는 명령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18:23) 삭개오는 스스로 먼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된 것이다.

(4) 열 므나 비유(19:11-27)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사건에 바로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신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11절). 그러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올 것이며 그때까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실해 행해야 함을 가르친다. 비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며 종 열 명에게 한 므나(100 드라크마, 약 네 달의 품삯)씩 주며 장사하라고 하였다(cf. 마 25장의 달란트 비유 다른 비유다).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다. 세 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고 둘째 종은 다섯 므나를 남겼다. 이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고 보상으로 각각 열 고을과 다섯 고을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 종은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아예 장사하지 않고 한 므나를 그대로 보관만하고 있었다. 그 종은 자신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인의 성품을 모독하며 핑계 댄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 하며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를 가진 종에게 주게 한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26절). 그리고 그 귀인은 자신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한다(14, 27절). 이 비유는 역사적인 배경(아겔라오, 헤롯 왕)에서 언급됐을 지라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승천과 왕으로 다시 오심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동안 이 세상을 떠나가 계실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실 때 각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동했는지 평가할 것이다.

(5) 예루살렘 입성 (19:28-4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cf.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다. 요 1:28의 베다니와는 다른 곳이다)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나귀를 준비해 온다(31-34절).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우고 “왕의 행차”를 시작한다. 더 큰 제자의 무리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다(37-38절, cf. 요 12:13, 시 118:26).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고백한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19:11). 예루살렘 주변의 분위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고조된 상태이다.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었다(cf. 14, 27절).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만일 이 사람들의 고백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쳐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환호를 인정하셨다.

(6)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다(19:41-44)

이 단락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러 그 성을 보시고 “우신다[클라이오]”. [클라이오]는 흐느껴 우는 것이나 울부짖는 것을 가리킨다. 제자들은 지금 기뻐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고 있지만(37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내다보시며 크게 슬퍼하신다(cf. 렘 9:1, 13:17). 평화에 관한 일은 이스라엘의 눈에 숨겨졌다.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그 주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성취된다.






V. 예루살렘: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심(19:45-24:53)


1. 성전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논쟁(19:45-21:38)

V. 예루살렘: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심 (19:45~24:53)

대럴 벅은 마지막 대단원에서 다음 세 가지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사건을 주도하신다. ②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녀야 한다. ③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1)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함(19:45-48)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데 필요한 화폐(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데 필요한 것들(짐승들, 포도주, 기름, 소금,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순례자들로부터 지나친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 환전상들이 받는 수수료의 일부는 대제사장 가문으로 흘러들어갔다(마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책망하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46절, 사 56:7, 렘 7:11).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성전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할 뿐이다(47절). 그러나 모든 백성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20:1-8)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작정하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는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2절).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반문을 제기하심으로 그들을 난처하게 만드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4절).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요한의 권위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자니 자신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받을 것을 염려해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모른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대답해주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들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태도이다.

②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20:9-19)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바로 답변해주시지 않았지만 비유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아들”(13절)임을 말씀하신다. 비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소출의 때가 되어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소작농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주인은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그 종들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였다(cf. 11:47). 주인은 마지막으로(막 12:6)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3:22, 9:35)을 보내며 그를 존대하리라 기대하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유산을 탐내고 그 아들을 죽인다(13-14절).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고 묻고 친히 답하신다.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하지만(16b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시 118:22).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질 것이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머릿돌”(엡 2:20)이 되실 것이지만, 그 돌을 버렸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형벌이 따를 것이다(18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줄 알고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하여 눈치를 보고 있었다.

③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20:20-26)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시험하게 한다. 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총독의 재판 아래 넘기려는 계략을 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예수님께 물어본다(cf. AD 6년에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은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반역을 일으켰었다). 그들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아첨을 하며 묻는다. “가이사에게 세금(인두세)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22절, cf. 인두세[포로스]는 직접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으로 황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말할 줄 알았던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간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논쟁(2-4절)에서와같이 바로 답변하지 않으신다. Yes 혹은 No로 대답할 것이 요구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신다. 사람들은 이미 일상에서 로마의 은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은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진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25절). Yes 혹은 NO,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뛰어난 답변에 무너지고 만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은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로마의 지배 현실을 인정한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가르치시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며 할 말을 잃고 물러간다.

④ 부활에 대한 질문(20:27-40)

서기관들의 계략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든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한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율법에 따라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데(수혼법, 신 25:5), 만약 여섯 동생들도 차례로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중에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부활 개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신다. “저 세상/시대”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으며 천사와 동등하다(35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으며 그들은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낸다(36절).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모세 오경에서 제시하신다(cf.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출 3:6)이라고 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다.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37-38절).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더 물을 수 없었다.

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20:41-47)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질문하시며 메시아의 탁월하심에 관해 가르치신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다윗은 시편(110:1)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사아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cf. 마 22:45).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뛰어 넘는 신적 통치의 대리자(이상적인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백성에게 서기관들을 항상 경계하라(현재형)고 경고한다. 그들은 존경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며 탐욕과 외식이 가득한 자들이다(46-47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대럴 벅은 “과부의 집을 삼키는”(47절) 서기관들의 악행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① 과부들이 성전에 바친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② 과부들의 환대를 악용했다. ③ 가난한 과부들의 집을 저당물로 잡았다. ④ 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지나친 보수를 받았다. 이어지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21:1-4)는 과부의 집이 어떻게 삼켜지는 지에 대한 예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렙돈”-데나리온의 100분의 1)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생활비(혹은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다(21:4, cf.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이며 그녀를 헌신의 모범으로 제시한다고 본다. 하지만 조엘 그린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본받으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과부를 돌보지 않고 “과부의 집을 삼키는”(20:47)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시는 것이다(Joel Green). 이어지는 다음 단락의 서두에서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하는 것(21:5)을 볼 때,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전 증축을 위한 모금을 위해 과부들의 양심을 압박했을 것이다.

(1) 배경(21:5-6)

어떤 사람(제자들-마 24:1)이 헤롯 왕에 의해 증축되고 있던 성전의 화려함을 이야기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다.

(2)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21:7-11)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에 제자들은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며 그 징조가 무엇인지 묻는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제자들은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를 알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주신다. ①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그때”가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AD 1세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②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는 혼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성전 파괴가 일어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일 수 있다). ③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④ 재난(큰 지진, 기근, 전염병)은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⑤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커다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cf. ‘유대 전쟁사’에서 요세푸스는 성전이 불타고 있을 때 별 하나가 빛을 비치며 예루살렘 성읍 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한 해 동안 유성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세상 종말의 모습은 예루살렘 멸망 때와 비슷할 것이다.

(3) 제자들이 핍박을 받음(21:12-19)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며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언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cf. 행 4:8, 6:10). 그러므로 제자들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일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1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은 대대적일 것이다. 심지어 가족들도 핍박할 것이며(cf. 12:53)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을 것이다(제자들 중에 몇몇은 죽을 것이다-16절). 그러나 제자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은 인내로 자신들의 “영혼들”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23은 인자가 다시 온다는 언급으로 끝냄으로써 모든 시대의 제자들이 똑같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해 준다. 마가복음 13:13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함으로 인내할 것을 강조한다.

(4) 종말의 모습: 예루살렘의 멸망(21:20-24)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언급하신다. 그때는 끔찍한 학살과 포로 됨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큰 환난과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누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 속에서 종말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은 종말에 궁극적인 멸망이 어떠할지 묘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대럴 벅)

24절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막 13:10) 되기까지를 의미할 것이다.

(5) 종말: 인자의 재림(21:25-28)

일월 성신에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릴 것이다(cf. 마 24:29, 사 13:9-10, 겔 32:7-8, 욜 2:10, 학 2:6). 민족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cf. 단 7:18, 22, 27). 인자는 오셔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할 것이다.

(6) 무화과나무의 비유(21:29-33)

무화과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33절). 32절(“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은 난해 구절이다. 다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① 제자들의 세대에 있을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 혹은 일차적으로는 AD 70년의 사건을 말하지만 이는 종말 사건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세대”[게네아]가 ‘제자들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본다. ③ “이 세대”를 ‘이 세대와 같은 유형의 세대’로 이해한다. ④ 만약 종말의 시작을 알려 주는 징조들이 나타나면, 종말 자체는 한 세대 안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올 것이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의 확실성을 강조하신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cf. 16:17, 마 5:18).

(7) 적용: 깨어 있어라(21:34-36)

난리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질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8)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침(21:37-38)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밤에는 군중을 피해 감람산에서 쉬셨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다.




2. 수난과 십자가(22:1-23:56)

(1)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계획을 세움(22:1-6)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진작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기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2절, 19:47-48, 20:19). 그런데 때가 되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는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어쨌든, 유다는 현재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사탄은 그의 생각을 부추긴다(cf. 요 13:2, 27) 그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예수님을 넘길 방법을 의논하고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그가 제자 공동체의 돈을 맡았는데 그 돈궤에서 훔치는 일을 하는 도둑이었다고 표현한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도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았다.

(2)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22:7-13)

이 단락은 ‘무교절의 첫날’(막 14:12) 예수님께서 제자들(베드로와 요한)을 시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유월절 자리를 마련하게 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가 준비한 큰 다락방을 확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피츠마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아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제자들은 유월절 양을 준비한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생명, 곧 메시아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 준다.” (대럴 벅)

(3) 최후의 만찬(22:14-20)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한글개역개정에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잔을 나누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8절).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잔치 자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cf. 13:29).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의 절차에 따라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빵의 의미를 재해석하신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다. 빵은 제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이다(롬 5:6-8).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떡을 뗄 것을 명령 받는다(고전 11:23-25). 유월절 식사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확인시켜주듯,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확인시켜준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20절).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다. 피가 부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6:28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그 의미를 분명히 말해 준다.

“세 공관복음서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의 희생제물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열게 한 유일무이한 희생이었다고 밝혀 준다. 또한, 그 이야기들은 모두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 곧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연다.” (대럴 벅)

(4)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22:21-38)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위한 마지막 경고였다(22절).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된 대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도 제자들이 심하게 동요되지 않도록 미리 예고해주신다.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으며 또 그와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었다(24절, cf. 막 10:37).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 임금들과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cf. 25절의 “은인”이라는 단어는 ‘좋은 일꾼’이라는 의미로 AD 1세기에 군주들이나 뛰어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섬기는 자로 계신다(27절). “위대함은 권력의 행사나 소유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에 있는 것이다”(대럴 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신다. 제자들은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예수님의 나라”(3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현재형)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예언을 하신다. 이 예언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난다. 사탄은 제자들(“너희”)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31-32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곧이 듣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다.

35-38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에만 나타난다. 핍박의 때가 왔으므로 제자들은 예전과 다르게 전대와 배낭, 그리고 칼을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사 53:12)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37절).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49-5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가 책망을 받는다.

(1)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비하심(22:39-46)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가셨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40, 46절)고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셨다. 누가는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묘사한다. 제자들은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잠든다.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게 기술한다.

(2)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사로잡히심(22:47-53)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가 무리(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와 함께 왔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입을 맞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린다(마 26:48).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제자 중 하나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 내었다(cf. 요한복음은 그 귀를 자른 제자가 베드로이며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알려준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내려 놓으라/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51절). 예수님의 행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대한 모범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라고 하시며(53절) 순순히 잡혀 가신다.

(3)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22:54-71)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집(안나스 혹은 가야바, 요 18:13, 24)으로 끌려가 심문을 받는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뜰 가운데 앉아서 상황을 지켜본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자 반사적으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57절)라고 말한다. 이는 유대교의 저주 형식(“우리는 너를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과 비슷한 표현으로 강한 부인이다. 베드로는 다른 장소로 옮겼다(마 26:71).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에도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는 사실을 맹세하며(마 26:72) 부인한다. 한 시간쯤 지나서 다시 한 사람이 장담하며 다그치자 베드로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저주하고 맹세한다(마 26:74, 막 14:71). 베드로는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다. 결국,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자신을 보신 후에야(61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다.

경비대원들(52절)은 예수님을 때리며 희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조롱하였다(63-65절).

66-71절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을 기술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곳(대제사장의 집)에서 조사 및 심리를 받았으며,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유도심문을 받으셨다. 밤새 재판이 열린 것도 문제이고 중대한 재판의 판결을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유죄 선언 전에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 심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생략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지 대답하라는 요구에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69절, cf. 대럴 벅은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이 신성모독 죄로 간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비록 재판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재판장과 왕으로 앉으실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이 표현이 매우 거슬렸을 것이다. 이어서 그들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지를 물음으로써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소 모호하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침에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서두른다. 로마 관청은 오직 오전에만 소송 사건을 다루었으며, 빌라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때를 놓치면 예수를 며칠 더 붙잡아 두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다.

(4)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문 및 재판 받으심(23:1-5)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공식적으로 고소한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빌라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는 빌라도가 매해마다 10년 동안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소 내용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① 백성을 미혹하고 ②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③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다(2절). 세금 문제는 명백하게 거짓 고소다(10:25). 빌라도는 세 번째 고소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라고 답하신다. 누가는 요한복음 18:33-38에 비해 그 대화를 짧게 기술한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4절, cf. 14-15, 22절). 그러나 무리(유대 지도자들)는 빌라도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고발한다. 이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 것이다.

(5) 헤롯 안디바에게 심문 받으심(23:6-12)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헤롯에게 보낸다. 헤롯은 예수님을 호기심에 보고 싶어하던 차라(9:9) 예수님을 보고 혹시라도 기적을 볼 수 있을까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사 53:7-8, 행 8:32), 헤롯과 그의 호위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힌 채로 빌라도에게 돌려 보냈다.

(6)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고 바라바를 놓아줌(23:13-25)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밝힌다.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14-15절). 빌라도는 경고로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풀어주겠다고 말했지만 무리는 흥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로서 “명절 특별 사면”을 이야기 꺼내지만(요 18:39)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라는 죄수(‘민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막 15:7)를 놓아달라고 요구한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나(22절) 그들은 큰 소리로 집요하게 재촉하였고 빌라도는 결국, 자신이 죄 없다고 판단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9:22의 성취). 누가는 예수님께 내려진 사형 판결이 불공정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스라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며 빌라도는 최종 판결의 책임자로서 폭동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였다(24절).

“누가는 백성을 변덕스러운 대상으로 묘사한다.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심은 얄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나 빨리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었는가! 이제까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호해 주던 대상이었던 백성은 사라졌다.” (대럴 벅)

(7) 십자가 처형(23:26-49)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군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따르게 했다. 예수님께서는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며 큰 재앙과 심판의 날을 경고하신다(29-30절, cf. 호 9:14, 10:8).

예수님께서는 해골(아람어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서 “행악자들”([카쿠르고이] 죄수들,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33절, cf. 22:37의 성취).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34절, cf. 사 53:12, 대럴 벅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개의 발언을 기록한다. ① 유대 지도자들: “그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라지”(35절, cf. 시 22:8) ② 로마 군인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37절) ③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39절). “자신을 구원하라는 사람들의 조롱은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대럴 벅)

한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주소서”라고 간구한다(42절).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낙원을 허락하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43절, cf. “낙원”[파라데이소스]는 유대교에서 의인들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를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었다(46절, cf. 시 31:5). 예수님은 제육시(정오)쯤 죽으셨는데 그때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웠다(cf. 마태복음은 지진이 일어난 일도 기록한다). 백부장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독사조] 예수님이 진정 의인이었다고 고백했다(47절, cf. “의로운”[디카이오스]는 여기서 ‘죄가 없는’을 의미하며, 이는 누가복음에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23:4, 14, 15[두 번], 22, 41).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어난 기적을 보았지만 오직 이방인 백부장만이 그 일을 통해 믿음을 고백한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백부장과 한 행악자의 신앙고백이 소개된다.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의 진정한 신분을 계시해 준다.” (대럴 벅)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픔 속에 돌아간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제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8:1-3, 24:10, 마 27:56)도 다 이 일을 보았다. 사람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는 꺾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확실한 사건이었다.

(8)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됨(23:50-56)

예수님은 죽으셨고 요셉이라는 한 공회 의원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청하여 그 시체를 자신의 새 돌무덤에 안치한다(cf. 요 19:39-40 예수님은 왕과 같이 정중하게 장사되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51절). 이때는 안식일이 거의 되었을 때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막 15:47)는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안식일 후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준비한다.

(1)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밝혀짐(21:1-12)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여자들(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아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10절)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킴을 받았다’([에게르데] 신적 수동태)”(5-6a절)라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다.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9:22, 44)을 상기시켜 주었다. 여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cf. 각 복음서들이 부활 사건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 이러한 차이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럴 벅의 주석 24:1-12을 참고하라).

여자들을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저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을 뿐이었다(12절).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3. 예수님의 부활 및 승천(24:1-53)

(2)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24:13-35)

13절은 “그리고 보라!”로 시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다-18절)와 동행하신다. 제자들은 “눈이 가리어져서”(16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일을 아쉬워하며 말한다. 그는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19절, cf. 행 7:22-모세)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었다고 말한다(21절). 이어서 여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말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투였다(22-24절).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일에 마음이 무디다고 책망하시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다(25-26절, cf. 22:69).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를 자세히 설명해주신다(cf. 행 17:2, 18:28). 제자들의 나중 고백을 들어보면 이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32절).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머무르기를 강권하였으며 함께 식사하였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31절, cf.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31절). 이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무리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자세히 전하였다. 34절은 이미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을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cf. 37, 41절).

“부활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예수의 부활 및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출발점이 된다.” (대럴 벅)

(3) 위임, 약속 및 성취(24:36-53)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야기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유령”[프뉴마]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당황하며” 의심하느냐고 하시며 자신이 영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 보라고 하셨다. 또한,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역사적 예수와 부활한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전의 몸과 상당히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날 때, 제자들은 그를 곧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대럴 벅)

예수님께서 성경전체(“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44절)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45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47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48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성령님에 관해 약속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사로서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다(49절, 행 1:8). 제자들은 이 약속된 성령님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지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신실함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들도 진정한 소망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야 한다.” (대럴 벅)

50-53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제자들의 찬송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감란산 동쪽 기슭, cf. 행 1:12)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이다(22:69) 제자들은 합당한 반응으로써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53절).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시작하여(1:9) 성전에서 마무리된다.

“사실상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열려 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누가의 두 번째 책, 곧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공동체가 활동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또한, 그 약속은 계속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럴 벅)









요한복음

성경 해설


요한복음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로,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과 수난·부활을 선별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사도적 증언이다(20:30-31). 공관복음과 같은 역사적 예수님을 증언하면서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성육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표적과 긴 담화, 보혜사 성령을 특별히 깊게 설명한다. 단순한 추상 신학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 역사와 몸 안에 들어오셨고 목격자가 그 영광과 십자가와 빈 무덤을 증언한다는 복음서다(1:14; 19:35; 21:24).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요한에 따른 복음’이라 불렀다. ‘복음’은 영적 비밀을 깨닫는 소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공개된 구원의 소식이다(3:16). ‘요한에 따른’이라는 표제는 한 복음을 사도 요한의 증언과 신학적 배열로 전한다는 뜻이다. 본문은 저자의 이름 대신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증언의 주체로 제시하며, 초기 교회는 이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연결했다(21:20-24; 레온 모리스, 『요한복음』 서론).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와 십자가·빈 무덤·갈릴리 현장에 있었던 ‘사랑하신 제자’로 제시하며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밝힌다(13:23; 19:26, 35; 20:2-8; 21:20-24). 이레나이우스를 비롯한 초기 전승은 그를 사도 요한으로 보았고, 복음서의 팔레스타인 지리와 유대 절기·관습에 관한 상세한 지식도 목격자적 뿌리와 잘 맞는다(안드레아스 J. 쾨스텐베르거, 『요한복음』 서론). 마지막 편집 과정에 요한의 제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해도 사도적 증언과 저작 권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 시기는 대체로 주후 80–90년대가 유력하지만 더 이른 견해도 있으며, 2세기 초 파피루스 P52는 요한복음이 늦은 영지주의 시대의 창작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첫 독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1세기 후반의 교회로 보이며, 회당과의 갈등, 세상의 미움,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흐리는 가르침에 직면했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유대 사람 일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특정 지도층이나 유대 지역 사람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민족 전체에 대한 적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요한은 독자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증언을 듣고 믿거나 계속 믿어 생명을 누리도록 기록했다(20:31의 동사 형태에는 두 가능성이 있다; D. A. 카슨, 『요한복음』). 이 책은 불신자를 초대하면서 동시에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증언하도록 세운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D. A. 카슨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18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서문, 1:19–10:42은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여러 표적과 절기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부분이다. 11:1–12:50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예루살렘 입성으로 생명과 죽음, 믿음과 불신이 절정에 이르는 전환부다. 13:1–17:26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새 계명과 보혜사 약속을 주며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고별사, 18:1–20:31은 체포·재판·십자가·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부분이다. 21:1-25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사명과 베드로의 회복을 새롭게 하는 결문이다. 표적과 담화는 능력과 의미를 함께 밝히며 ‘때’와 ‘영광’의 흐름이 십자가를 향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이며, 참으로 육신이 되어 아버지를 알려 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1:1, 14, 18).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지만 하나이며, 아들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와 함께 경배받으신다(5:18-29; 10:30; 20:28). ‘나는 생명의 떡·세상의 빛·문·선한 목자·부활과 생명·길과 진리와 생명·참포도나무다’라는 선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인도와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밝힌다. 특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씀은 영원한 선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울린다(8:58; 출 3:14; 사 43:10).

표적은 놀라운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정체를 가리킨다. 같은 표적 앞에서도 믿음과 불신이 갈라지며, 표적만 요구하는 믿음은 말씀에 머무는 신뢰로 자라야 한다. 영생은 죽은 뒤의 무한한 시간만이 아니라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언약적 관계이며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서 완성된다(5:24-29; 17:3).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별도의 중심이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제자들이 증언하게 하신다(14:16-18, 26; 15:26; 16:13-15).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요한복음은 창조의 첫말 ‘태초에’를 다시 열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말씀은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의 몸은 파괴되어 사흘 만에 일어날 참 성전이며, 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새 벧엘이다(1:14, 51; 2:19-21). 유월절 어린양, 광야의 놋뱀과 만나, 초막절의 물과 빛, 선한 목자와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성경과 절기와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에 이른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종교적 특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한 한 양 떼이며,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모으신다(10:16; 11:51-52).




8. 그리스도와 복음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때’와 높아짐과 영광으로 묘사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은 강제로 생명을 빼앗기는 희생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선한 목자다(1:29; 10:11, 17-18).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함으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완성하고,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실제 죽음의 목격자적 증언과 정결·생명의 구원을 함께 가리킨다(19:30, 34-35).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던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선언한다(20:28-29). 복음은 성육신·대속적 죽음·몸의 부활을 통해 믿는 자를 정죄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에 참여시키는 소식이다.




9. 읽는 방법

요한복음의 긴 담화와 높은 기독론을 역사적 예수와 무관한 후대 교회의 창작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요한은 선택과 배열, 해설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깊이 밝히지만 반복해서 목격자적 증언을 주장한다. 공관복음과 성전 정결 위치나 사역 기간·말씀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모순된 예수들을 만들기보다, 선택한 사건과 주제적 배열 및 보완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숫자와 물건에 숨은 상징을 임의로 부여하지 말고, 요한이 직접 ‘표적’과 성경 성취로 연결하는 방향을 따라야 한다.

‘유대인들’에 대한 논쟁과 ‘너희 아비 마귀’ 같은 말씀을 모든 유대 민족의 본성으로 일반화하거나 반유대주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8:44). 논쟁의 기준은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거부하는 불신앙이며, 예수님과 사도들과 최초 신자들도 유대인이다.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약속을 욕망 성취의 백지수표로 읽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의 말씀과 사명에 일치하는 기도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15:7-8).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경과 무관한 새 계시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사도적 증언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다.

<특별 주제: 요한복음 7:53–8:11의 사본 문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긍휼과 위선적 정죄를 폭로하는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가장 이른 파피루스와 주요 헬라어 사본들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서는 요한복음의 서로 다른 위치나 누가복음 뒤에 나타난다. 어휘와 문체도 요한의 일반적 표현과 다르므로 다수의 본문비평 학자는 이 사건이 오래된 예수 전승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요한이 처음 기록한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D. A. 카슨, 『요한복음』 7:53–8:11; 브루스 M. 메츠거, 『신약성서 본문 주석』). 따라서 설교하거나 읽을 때 사본 상태를 밝혀야 하며, 이 단락만으로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 판단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본문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본을 통해 보존된 자료를 비교하여 가장 이른 형태를 정직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과 조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죄인 환대와 회개 촉구, 위선적 심판에 대한 경고는 확실한 다른 본문들에도 충분히 증언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죄를 가볍게 허용하는 선언으로 떼어내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회개의 요구와 함께 읽어야 한다. 동시에 본문을 이용해 여성에게만 성적 죄의 수치와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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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문: 말씀이 육신이 되심 (1:1–18)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1:1–18)

1.1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생명과 빛 (1:1–5)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린다.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가리킨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지혜와 뜻을 계시하셨다(창 1장; 시 33:6; 잠 8장). 신약도 아들을 만물의 창조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으로 증언한다(히 1:2–3; 골 1:15–17).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알던 철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의 중심은 구약의 창조와 계시이며 로고스는 추상적인 이성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창조가 시작될 때 이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1:1–2). 성자는 아버지와 구별되지만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지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1:3). 생명과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1:4; 시 36:9).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1:5; Carson, John 1:1–5).

1.2 빛을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 (1:6–8)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1:6–8).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 성경, 아버지와 성령, 제자들이 그분을 증언한다.

1.3 참빛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1:9–13)

참빛은 민족과 신분의 제한 없이 세상에 비치지만, 세상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도 그분을 거부했다(1:9–11). 이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상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1:12). 이 새 생명은 혈통이나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다(1:13).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빈손이다(3:3–8).

1.4 육신이 되신 말씀의 영광과 은혜 (1:14–18)

영원하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닌 참된 중보자로 오셨다(1:14).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는 뜻으로, 성막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 안에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출 40:34–38).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며 신자들은 그 충만함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1:14–16; 출 34:6; 시 85:10–11). 율법이 약속하고 가리키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온전히 알려 주신다(1:17–18; Morris, John 1:18).






II. 말씀과 행위를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1:19–10:42)


2A.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서막 (1:19–51)

2A.1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1:19–28)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문자적으로 돌아온 엘리야도, 약속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밝혔다(1:19–21). 그는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1:23). 물로 세례를 주는 자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 이미 와 계시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했다(1:26–27). 참된 증인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린다.

2A.2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증언 (1:29–34)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했다(1:29). 이 칭호는 유월절 어린양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죄를 담당하는 이사야 53장의 종을 떠올리게 한다(창 22:8; 출 12장; 사 53:4–7). “세상”은 구원이 모든 민족을 향한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뜻은 아니다. 요한보다 뒤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먼저 계셨으며,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문다(1:30–33).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성령을 주어 새롭게 하신다.

2A.3 예수님이 최초의 제자들을 얻으심 (1:35–42)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가리키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1:35–37). 예수님은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시고 “와서 보라”고 초대하셨다(1:38–39). 제자도는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머물며 알아 가는 관계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아직 흔들리는 시몬에게 장차 “게바”, 곧 베드로라 불릴 새 모습을 말씀하셨다(1:40–42).

2A.4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심 (1:43–51)

예수님은 빌립을 먼저 찾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을 만났다고 전했다(1:43–45).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의심하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권했다(1:46). 예수님은 만나기 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다(1:47–49).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1:50–51). 이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떠올린다(창 28:12–17).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참된 길은 장소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며 참사람이신 예수님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Köstenberger, John 1:51).




2B. 초기 사역: 표적과 말씀과 만남 (2:1–4:54)

2B.1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2:1–11)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렸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셨다(2:3–4).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한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따른다는 경계를 분명히 한다. 마리아도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다(2:5). 이 본문은 마리아를 은혜의 중개자로 세우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리킨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물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다(2:6–10). 이 일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위를 보여 준다(1:3). 또한 선지자들이 약속한 풍성한 포도주의 메시아 잔치를 떠올리며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사 25:6; 암 9:13–14; 욜 2:18–19, 24; 렘 31:1, 12). 정결 항아리가 사용된 것은 외적 씻음으로 완성할 수 없는 정결과 기쁨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주신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2:11). 표적의 중심은 결혼식의 필요가 해결되었다는 데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메시아임을 가리킨다. 아직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믿기 시작했다.

2B.2 성전을 정화하심 (2:12–17)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제물로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뜰을 차지하고 있었다. 순례자를 위한 제물과 환전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집이 거래와 이익에 지배되고 예배의 거룩함을 잃은 것이 문제였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다(2:13–16).

이 행동은 순간적인 분노나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임하여 정결하게 하실 주님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시며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알리셨다(말 3:1–3).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라는 시편 69편 9절을 기억했다(2:17). 이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지도자들과의 충돌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아버지를 향한 순종은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공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기록하지만 요한은 사역 초기에 둔다. 예수님이 성전을 두 번 정화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요한이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앞부분에 배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며 낡은 성전 질서를 심판하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같다(Carson, John 2:13–22).

2B.3 성전을 대신하시는 예수님 (2:18–22)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표적을 요구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답하셨다(2:18–19). 그들은 사십육 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고 반문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2:20–21).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죄인이 희생 제사를 통해 나아가는 장소였다. 이제 그 모든 기능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1:14).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참성전이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사 8:14),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계 21:22).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루살렘의 건물이나 종교 제도에 있지 않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2:22). 당시의 이해가 불완전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믿음은 표적을 즉시 완전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드는 것이다.

2B.4 표적에만 머문 불완전한 믿음 (2:23–25)

유월절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2:23).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믿었다”와 “맡기셨다”에는 같은 동사가 사용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실상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역설을 보여 준다. 표적에 놀라 예수님을 유익한 능력자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구원하는 믿음과 언제나 같지는 않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2:24–25).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맞는 예수님을 원한다(1:5, 10–11). 그러므로 표적을 더 많이 보는 것만으로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표적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 다음 단락의 니고데모 이야기는 종교적 지식과 표적에 대한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함을 설명한다(3:1–8).

2B.5 예수님과 니고데모 (3:1–15)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 속한 지도자였다(3:1).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신중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아직 빛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의 영적 상태와도 어울린다. 다만 밤이라는 시간 자체를 지나치게 상징화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와야 했다는 사실이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했다(3:2). 그러나 이는 2장 23–25절에 나타난 불완전한 믿음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고백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필요는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의 칭찬에 답하지 않고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3:3). 종교적 지식이나 도덕적 노력이나 표적에 대한 감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로 번역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가진다.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며 육체적인 두 번째 출생으로 이해했다(3:4).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처음 출생을 반복하거나 스스로를 개선하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죄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중생을 말씀하셨다. 중생은 기존 성품을 조금 고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셨다(3:5). 물과 성령을 서로 다른 두 번의 출생이나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나눌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깨끗한 물을 뿌려 죄를 씻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새 영과 자신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에스겔 36장 25–27절이 중요한 배경이다. 이 약속은 이어지는 마른 뼈의 소생과도 연결된다(겔 37장). 신약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설명한다(고전 6:11; 딛 3:5–7). 따라서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자동으로 중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Carson, John 3:5).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3:6). 육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능력으로 영적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이 자기 출생을 결정하지 못하듯 중생도 인간이 계획하고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지만 그 소리와 결과는 알 수 있듯, 성령은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3:8).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조종할 수 없지만 그 결과인 믿음과 회개와 변화된 삶은 볼 수 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구원의 시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힌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다(3:9–10). 중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 언약의 정결과 새 마음의 성취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11–12).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참된 증인이시다(8:38). 땅에서 일어나는 중생도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하늘의 일을 온전히 알고 계시하실 수 있다(3:13).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설명하셨다(3:14–15; 민 21:4–9).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심판받아 죽어 갔으며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 이와 같이 죄인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지만 십자가에 들리신 인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들리다”는 말은 십자가의 수치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함께 나타낸다. 중생의 근거는 인간의 결단이나 선행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며, 성령은 죽은 마음을 살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하신다.

이 밤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바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뒤에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먼저 심문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고 문제를 제기했고(7:50–52),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는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 그분의 장례에 참여했다(19:39). 요한은 그의 내면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밤에 조심스럽게 찾아왔던 사람이 점차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2B.6 복음서 기록자의 첫 번째 보충 해설 (3:16–21)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3:16).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선한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치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아들을 내어 주신 주권적 은혜다. 그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하지만, 구원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를 통해 구원하는 데 있다(3:17).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중립 지대는 없다(3:18). 빛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 정죄의 이유다(3:19–20). 불신앙은 증거가 부족한 지적 문제만이 아니라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의 문제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오며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난다(3:21). 이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니고데모도 뒤에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분의 장례에 참여하며 조금씩 빛으로 나아온다(7:50–52; 19:39).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지만, 참된 믿음은 어둠에 숨지 않고 회개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Carson, John 3:21).

2B.7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계속된 증언 (3:22–30)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를 경쟁처럼 받아들였다(3:22–26).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과 열매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고 답했다(3:27).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밝혔다(3:28). 사역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하거나 시기할 수 없다.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로 비유했다(3:29).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랑으로 묘사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다(사 54:5; 호 2:19–20). 요한의 기쁨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남는 데 있지 않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서 완성된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어가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준비자의 사역은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3:30).

2B.8 복음서 기록자의 두 번째 보충 해설 (3:31–36)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제한된 것만 말할 수 있다(3:31).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하늘의 일을 증언하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종교적 의견과 같지 않다(3:32; 7:29; 8:38). 많은 사람이 그 증언을 거부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3:33).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증언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3:34–35).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문다(3:36).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의 공로를 쌓는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아들을 주로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아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아들만 죄와 진노에서 구원하신다.

2B.9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4:1–42)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4:1–9)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셨다(4:3–4). 지리적으로 가능한 길이었지만 요한복음에서 “해야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필요를 나타내기도 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종교적·민족적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 한 여인을 찾아가셨다. 구원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잃은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여섯째 시쯤, 곧 한낮에 물을 길으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실 물을 요청하셨다(4:6–7). 그가 사람들을 피하려고 이 시간에 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문이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 일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점이다(4:9).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이나 그 사람의 죄 많은 과거 때문에 대화를 피하지 않으셨다.




생수를 주시는 분 (4:10–18)

예수님은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며, 자신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4:10). 여인은 흐르는 물이나 야곱의 우물보다 좋은 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시는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말씀하셨다(4:13–14). 구약에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며, 요한복음은 이 생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연결한다(렘 2:13; 요 3:5; 7:37–39).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으러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4:15). 예수님은 곧바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며 그의 삶을 드러내셨다. 그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현재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4:16–18). 모든 관계가 여인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은혜는 죄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여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이 자신의 참된 목마름과 구주의 필요를 깨닫도록 진실을 드러내셨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4:19–26)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고 예배 장소에 관한 오랜 논쟁을 꺼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을,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정당한 예배 장소로 여겼다(4:19–20).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하셨다(4:22). 이는 유대인이 본성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성경을 주시고 그 계보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구원 역사의 질서를 밝힌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다(4:21–24). 이는 장소나 공동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진실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를 뜻한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도 아닌 참성전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며, 아버지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자신을 밝히셨다(4:25–26).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도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사회적으로 낮게 여겨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계시하셨다. 구원은 인간의 지위와 지식에 달리지 않고 자신을 알려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다.




증언과 영적 추수 (4:27–42)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전했다(4:28–29). 그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 뒤 증언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 알려진 죄인이 그분에게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사람들에게로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셨다(4:34).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6:40). 제자들이 먹을 음식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미 희어진 영적 추수밭을 보셨다(4:35). 복음의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며,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기뻐한다(4:36–38). 사마리아인의 회심은 구원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며 말씀하시자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들은 이제 직접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안다고 고백했다(4:39–42). 이는 여인의 증언이 불필요했다는 뜻이 아니다. 증언은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가며, 구원하는 믿음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자신을 의지한다(롬 10:17).

2B.10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4:43–54)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죽어 가는 아들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다(4:46–47).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다(4:48). 이는 아들을 살려 달라고 온 아버지를 냉정하게 거절한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만 요구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말이다.

신하가 다시 간청하자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다(4:49–50). 그 사람은 눈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알렸고, 낫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정확히 같았다(4:51–53).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에 제한되지 않으며 죽어 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4:53). 처음에는 위기 속에서 도움을 구했지만, 마침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이 이를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부른 것은 가나의 첫 표적과 연결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 준다(4:54).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본 뒤에만 동의하는 태도를 넘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2C. 점점 커지는 반대: 더 많은 표적과 말씀 (5:1–7:52)

2C.1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심 (5:1–15)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삼십팔 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을 보셨다(5:1–5). 많은 병자가 치유를 바라며 그곳에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다. 일부 후기 사본에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으나 가장 이른 사본들에는 없다. 본문의 중심은 물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데 있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그의 오랜 형편을 아시면서도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다(5:6). 병자는 직접 대답하기보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 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5:7). 그는 오랫동안 실망을 겪으며 자신의 희망을 못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두고 있었다.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말씀과 함께 병자는 즉시 나아 걸었다(5:8–9). 생명을 주시는 능력은 물이나 사람의 노력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이 나은 사실보다 자리를 들고 간 행동을 문제 삼았다(5:9–12). 율법은 안식일의 노동을 금했지만, 그들은 생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규정만 적용했다. 병자는 자신을 고친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다고 답했으며,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치유를 경험한 것 자체가 곧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다.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신 예수님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5:14). 모든 질병이 특정한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긴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9:1–3). 그러나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와 마지막 심판이다. 예수님은 몸만 낫게 하려 하지 않고 회개와 생명의 길로 부르셨다. 그 사람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렸다(5:15). 그의 동기가 고발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결과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된다.

이 사건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 자신보다 받은 유익에만 머물 수 있음을 경고한다. 병의 치유와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말고, 우리 속을 아시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분의 말씀은 무능한 사람을 일으키지만, 그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부른다.

2C.2 적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5:16–47)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주고 심판하시는 아들 (5:16–30)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박해하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답하셨다(5:16–17).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쉬셨지만 세상을 보존하고 생명을 주며 심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지도자들은 이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주장으로 정확히 이해했다(5:18).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대로 한다는 말씀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5:19). 성자는 성부와 독립하여 경쟁하거나 다른 뜻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과 뜻과 사역에서 완전히 하나이며,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 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듯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5:20–21). 생명을 주시는 일은 인간의 공로나 뜻에 매이지 않은 아들의 주권적 사역이다.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다(5:22–23).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정도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거부하는 일이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5:24). 믿음은 훗날 영생을 얻을 가능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이미 왔다(5:25). 먼저는 죄로 죽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가리키며, 마지막 날에는 무덤 속의 모든 사람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5:28–29).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으며, 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실제 상태를 드러내는 열매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여 의롭게 심판하신다(5:30).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언들 (5:31–40)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는 여러 증언을 제시하셨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는 등불이었지만 그의 역할은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있었다(5:31–35).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사역은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더 큰 증거이며, 아버지 자신도 아들을 증언하신다(5:36–38). 예수님의 주장은 근거 없는 자기 선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언으로 확인된다.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사실은 거부했다(5:39).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5:40). 성경을 바르게 읽는 목적은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약속과 성취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정보를 얻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믿지 않는 마음의 이유 (5:41–47)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지만 지도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5:41–42).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와서 욕망을 만족시킬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5:43). 불신앙의 뿌리는 증거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5:44). 사람의 인정과 종교적 명예를 더 사랑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태도이며(12:43),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랑이 믿음을 가로막는 모습이다(요일 2:15–16).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평가를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한다.

마지막 날 그들을 고발할 이는 그들이 의지한다고 말한 모세다. 모세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그들은 실제로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5:45–47).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영생을 얻으려면 병의 치유나 종교적 인정만 구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와야 한다.

2C.3 오천 명을 먹이심 (6:1–15)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6:1–4).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모세와 만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또 한 사람의 모세가 아니다. 뒤이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신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그들의 먹을 것을 염려하셨다(6:5). 그분은 사람의 영혼만 관심하시고 몸의 필요는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굶주림과 질병, 풍랑 속의 두려움까지 아시고 돌보신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우시는 표적은 그분이 누구인지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끄는 표지이지, 현세의 풍요 자체가 복음의 목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고 물으셨지만 자신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6:5–6). 빌립은 많은 돈으로도 조금씩밖에 먹일 수 없다고 계산했고,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를 발견하면서도 그것이 무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었다(6:7–9). 두 제자는 눈앞의 자원만 보았지만 예수님에게 부족함은 장애가 되지 않았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감사하신 뒤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고, 모두 배불리 먹은 뒤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다(6:10–13). 이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과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 준다.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신 일은 그 풍성함이 낭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 준다. 가나의 많은 정결 항아리에 포도주를 풍성히 채우셨듯(2:6–10),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넉넉히 주시는 충만함이 있다(10:10).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불렀다(6:14; 신 18:15).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다.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고 먹을 것을 공급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다(6:15). 그분은 참된 왕이시지만 군중의 욕망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다. 우리도 예수님 자신보다 그분이 주실 유익만 구하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줄 왕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2C.4 물 위를 걸으심 (6:16–21)

날이 어두워졌지만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거칠어졌으며, 상당한 거리를 간 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6:16–19).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전한다(막 6:48).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6:20).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지만, 뒤에 비유적 설명어가 붙는 일곱 가지 “나는 …이다”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일상적으로는 자신을 밝히는 표현이지만, 바다 위를 걸으시는 행동과 함께 볼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울리게 한다. 구약은 여호와께서 홀로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욥 9:8; 시 77:19). 예수님은 단지 물리 법칙을 넘어선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다(Morris, John 6:20).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모셔 들이자 배는 곧 목적지에 이르렀다(6:21). 표적의 중심은 제자들의 용기나 항해 기술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둠과 풍랑은 찾아오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상황이 통제되어야만 안심하려 하지 말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꺼이 맞아들여야 한다(1:12; 6:21).

2C.5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6:22–58)




썩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 (6:22–34)

다음 날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의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는다고 지적하셨다(6:22–26).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분을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찾으면 표적이 가리키는 생명을 놓친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인자가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다(6:27). 이는 영생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셨다(6:28–29). 구원하는 믿음도 인간이 자랑할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무리는 이미 떡의 표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요구하며 광야의 만나를 언급했다(6:30–31; 출 16:4, 15). 그들은 모세가 하늘의 떡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공급자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였다고 바로잡으셨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다(6:32–33). 무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떡을 생각하며 항상 그 떡을 달라고 했지만(6:34), 예수님은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분리할 수 없음을 밝히신다.




생명의 떡과 성부의 이끄심 (6:35–47)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다(6:35).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 선언 가운데 첫 번째다.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켰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신다. 예수님께 오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 영생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분 자신과 연합함으로 얻는 생명이다. 앞서 생수를 약속하신 분이 이제 자신의 인격으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신다(4:14).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6:36). 인간은 충분한 증거만 보면 자동으로 믿는 존재가 아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그분께 나아올 수 없다. 그럼에도 구원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그분께 오며, 예수님은 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6:37).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그 뜻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6:38–40). 신자의 구원은 변하기 쉬운 결심의 힘에 달려 있지 않고 아버지의 선택과 아들의 보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리스도께 온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버림받을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도록 진실하게 초청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간 부모를 안다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말을 수군거렸다(6:41–42). 그들은 예수님의 땅 위 출신만 보고 성육신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6:44). 이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스스로 오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만 돕는다는 뜻이 아니다. 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원하고 믿을 능력이 없으며, 성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 이끄셔야 한다.

이 이끄심은 사람을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고 오는 강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를 기꺼이 믿게 하시는 효력 있는 은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약속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아들에게 온다(6:45; 사 54:13).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믿음의 책임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께 오며,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가진다(6:47; Carson, John 6:37–47).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 (6:48–58)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결국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6:48–50). 만나는 참떡을 미리 보여 준 표지였을 뿐이며 죽음을 최종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 있는 떡이며,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떡은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다(6:51).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과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실 희생을 함께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할 수 있느냐고 다투자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다(6:52–53). 유대 율법은 피를 마시는 것을 금했으므로 이 표현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레 17:10–14).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적인 식인 행위를 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살과 피는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나타내며,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성찬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영생을 준다고 가르치는 본문은 아니다. 문맥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앞서 예수님께 오고 그분을 믿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6:35, 40, 47). 성찬도 믿음을 떠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표다. 생명은 떡과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6:54).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도 그 안에 거하신다(6:56). 이는 한 번 예수님을 이용해 필요한 것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연합과 교제다. 살아 계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6:57). 예수님만이 죄로 죽은 사람에게 현재의 영생과 마지막 부활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다.

2C.6 나뉜 반응과 하나님의 주권 (6:59–71)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많은 제자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불평했다(6:59–60).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기 복잡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거북하다는 뜻이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살을 내어 주시는 메시아와 전적인 은혜로만 얻는 생명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자가 본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도 걸려 넘어질 것인지를 물으셨다(6:61–62).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떠난 예수님 이해는 온전할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6:63). 이는 몸이나 창조 세계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나 문자적으로 살을 먹는 행위는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게 하고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원한다면 사람의 지혜나 종교 의식 자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 자신을 배반할 자를 알고 계셨다(6:64).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다시 말씀하셨다(6:65). 불신앙은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며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이 말씀 뒤에 많은 제자가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6:66). 한동안 제자 무리에 속하고 표적을 경험한 것과 구원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같지 않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도 떠나려 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6:67–68). 그는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곳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아래 머물렀다. 참된 제자는 어려운 말씀을 만나도 자기 생각에 맞는 다른 구주를 찾지 않고, 이해와 순종을 구하며 생명의 주님께 붙어 있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했다(6:69). 그러나 예수님은 열둘을 택하셨음에도 그중 하나가 마귀라고 말씀하시며 유다의 배반을 가리키셨다(6:70–71). 여기서 유다를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과 역사적 역할로 부르셨다는 뜻이다. 외적인 직분과 교회 안의 지위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참된 백성은 끝까지 보존되지만, 거짓 믿음은 결정적인 시험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만 좇다 떠난 무리처럼 되지 말고,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영생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6:27, 37, 68).

2C.7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 (7:1–13)

오천 명을 먹이신 유월절 무렵부터 약 여섯 달이 지나 초막절이 가까워졌다(6:4; 7:2).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먹이신 일을 기억하며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다(레 23:33–43; 신 16:13–15).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7:1; 5:18). 이는 두려워 사명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때와 방법을 따라 움직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제자들도 그분의 일을 보도록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했다(7:3–4). 표면적으로는 성공을 바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요한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밝힌다(7:5). 그들은 눈에 띄는 기적으로 명성을 얻는 메시아를 기대했으며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과 가까운 혈연관계나 많은 표적을 본 경험도 그 자체로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 그 형제들이 부활 후 믿게 된 사실은 인간의 완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행 1:14; 고전 15:7).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답하셨다(7:6). 세상에 속한 형제들은 세상의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다(7:7). 예수님의 때는 사람들의 기대나 압박으로 결정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와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2:4; 12:23; 17:1).

예수님은 형제들이 먼저 절기에 올라가게 하신 뒤 공개적인 행렬이 아니라 은밀히 올라가셨다(7:8–10). “나는 이 절기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일부 번역은 예수님이 뒤에 생각을 바꾸셨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문맥의 뜻은 형제들이 요구한 방식과 때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절기 중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며 그를 좋은 사람이라 하거나 무리를 미혹한다고 수군거렸지만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7:11–13).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호기심은 믿음과 같지 않다. 그분을 바르게 알려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2C.8 초막절 논쟁 I (7:14–44)




가르침의 근원과 바른 판단 (7:14–24)

절기가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7:14). 유대 지도자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아는지 놀랐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답하셨다(7:15–16).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된다(7:17). 이는 순종하면 모든 교리를 자동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다(7:18).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 은밀히 명예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과 사역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고 고백했듯(3:30), 참된 사역도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지만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7:19). 무리는 그 음모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반응했다(7:20).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낫게 한 사건을 할례와 비교하셨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일에는 분노했다(7:21–23). 율법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한 모순이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말씀은 진리 판단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편견과 자기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라는 명령이다(7:24).




예수님의 기원과 정해진 때 (7:25–36)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도 공개적으로 말하도록 두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7:25–26). 그들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인지 묻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라는 통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7:27).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배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참된 기원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출신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보내신 분은 참되시고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다(7:28).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신다(7:29). 예수님의 인간적 배경만으로 그분을 판단하면 하늘에서 오신 아들을 놓친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7:30). 사람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때를 앞당기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며 예수님을 믿었다(7:31). 그 믿음의 깊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반응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전 경비대를 보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다(7:32). 예수님은 잠시 더 그들과 함께 있다가 자신을 보내신 분께 돌아갈 것이며,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7:33–34).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헬라인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는지 오해했다(7:35–36). 그러나 그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뒤 아버지께 돌아가실 일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거부할 기회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듣고 믿도록 부르실 때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목마른 사람을 향한 생수의 초청 (7:37–39)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은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다(7:37).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의식이 행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단지 물을 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찾아가야 할 생수의 근원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초청은 “누구든지”를 향하지만,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한다. 오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4:14; 6:35).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생명수의 약속을 모아 표현한다(7:38).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선지자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날을 바라보았다(출 17:6; 겔 47:1–12; 슥 14:8). 그 약속은 참성전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취된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열매가 흘러가게 된다.

요한은 이 생수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해설한다(7:39).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구약 시대에 성령이 전혀 일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은 창조와 구약 성도들의 믿음에도 역사하셨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뒤 새 언약 백성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고 보편적인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다(욜 2:28–29; 행 2:32–33). 십자가의 영광과 성령의 선물은 분리되지 않는다(Carson, John 7:37–39).




예수님 때문에 나뉜 무리 (7:40–44)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반대했다(7:40–41). 그들은 성경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며 베들레헴에서 날 분으로 말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7:42; 미 5:2),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실은 알지 못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사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7:43–44). 예수님은 사람을 무관심한 중간 지대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은 믿음과 불신앙을 드러내며, 생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갈라놓는다(3:18–21; 10:19–21).

2C.9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 (7:45–52)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성전 경비대는 빈손으로 돌아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보고했다(7:45–46).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지만 이것이 곧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말씀에 감탄하는 것과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경비대도 미혹되었느냐고 꾸짖으며 지도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았다고 멸시했다(7:47–49). 그들은 율법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위와 다수의 동의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다. 종교적 지식은 겸손히 그리스도께 이끌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앙과 교만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율법이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행한 일을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하느냐고 물었다(7:50–51; 신 1:16–17). 그는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정죄에 제동을 걸었다. 지도자들은 그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도 갈릴리 출신이냐고 조롱하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했다(7:52). 그러나 요나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출신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증거를 정직하게 살피는 일이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곧바로 어겼다(7:24).

2C.10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본문의 사본 문제와 의미 (7:53–8:11)

이 단락은 매우 오래전부터 교회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가장 이르고 신뢰할 만한 헬라어 사본들에는 없으며 일부 사본에서는 다른 위치에 나타난다. 문체와 어휘도 요한복음의 본래 문맥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요한이 처음 기록한 복음서의 일부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성경 번역본들이 괄호나 별도의 표시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해진 사본의 증거를 정직하게 밝히려는 태도다(Carson, John 7:53–8:11).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성품이나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만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다(8:3–6). 율법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으므로 여인만 데려온 행위 자체가 그들의 불순한 목적을 드러낸다(레 20:10; 신 22:22).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고발자들은 하나씩 떠났다(8:7–9). 이 말씀은 죄인은 어떤 잘못도 판단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여인을 함정에 이용한 고발자들을 향한 폭로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8:10–11). 은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부르지 않으며, 죄인을 용서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새 삶으로 부른다. 다만 이 단락의 사본 상태를 고려할 때 중요한 교리를 이 본문 하나에만 근거하여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죄인을 정죄에서 구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진리는 요한복음의 분명한 본문들에서 충분히 확인된다(3:17–18; 5:14).






2D. 전면적인 충돌: 절정을 이루는 표적과 말씀 (8:12–10:42)

2D.1 초막절 논쟁 II: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 (8:12–59)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8:12–20)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다(8:12). 이것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 선언 가운데 두 번째다. 초막절에는 성전 뜰의 큰 등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고,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떠올리게 했다(출 13:21–22). 그 배경에서 예수님은 빛에 관해 가르치는 분을 넘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길을 밝히는 빛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빛이며 구원이시고, 장차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시 27:1; 사 42:6; 49:6).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빛을 따르는 사람도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거나 다시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삶의 방향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므로 어둠의 지배 아래 계속 머물지 않는다(1:4–5, 9; 요일 1:7).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증언하므로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반박했다(8:13).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셨다(8:14). 율법이 두 사람의 증언을 참되게 받도록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예수님의 증언에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증언이 함께한다(8:17–18; 신 19:15). 예수님은 아버지와 별개의 두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구별되면서도 완전한 일치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며 자신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셨다(8:19).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들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근처에서 가르치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8:20). 7장에서처럼 인간의 살해 음모는 계속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7:30, 44).




“내가 있다”를 믿지 않으면 (8:21–30)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 그들이 자신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자신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경고하셨다(8:21). 유대인들은 이를 자살하겠다는 뜻으로 오해했다(8:22). 예수님은 그들이 아래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자신은 위에서 왔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8:23). 이는 창조 세계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질서와 그들의 불신앙을 가리킨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8:24). 헬라어 원문은 뒤에 설명어 없이 “내가 있다”(에고 에이미)라고 말한다. 문맥상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을 포함하지만,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자신만이 하나님임을 밝히실 때 사용된 표현도 울리게 한다(사 43:10, 13). 이것은 일곱 가지 비유적 선언에 포함되지 않는 절대적 에고 에이미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떠나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지고 죽는다.

그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해 온 바로 그분이며,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답하셨다(8:25–26).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했다(8:27).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8:28). 여기에도 절대적 에고 에이미가 나온다. “들어 올림”은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 십자가를 통한 높아지심을 함께 뜻한다(3:14; 12:32–33). 십자가는 인간의 악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와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나타낸다.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아들과 함께하시며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8:29).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8:30). 그러나 다음 대화는 그 믿음이 모두 깊고 지속적인 믿음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나 말씀에 순간적으로 긍정한 반응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구원하는 믿음을 구별한다(2:23–25; 6:60–66).




진리가 주는 자유와 죄의 종살이 (8:31–38)

예수님은 자신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8:31–32).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뒤 공로를 더하여 참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뜻이다. 믿음은 한때의 감정이나 고백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8:33). 이스라엘이 역사상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바로 그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말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밝히셨다(8:34). 죄인은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 뿐 본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죄는 마음과 의지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의 권세를 드러낸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문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8:35–36). 죄에서의 자유는 사람이 의지를 굳게 먹어 스스로 얻는 독립이 아니다.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들이 죄책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시는 구원이다. 그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죄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자유다.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 했다(8:37).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했다(8:38). 사람의 참된 영적 소속은 혈통이나 종교적 이름보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8:39–47)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한다고 답하셨다(8:39).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를 기쁨으로 영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8:40; 창 15:6; 18:1–8). 육신의 혈통은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 특권을 주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분리된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한 아버지 곧 하나님만 있다고 주장했다(8:41).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에게서 와서 보내심을 받은 자신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셨다(8:42).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까닭은 단순히 설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다(8:43).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이며 그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려 한다고 엄중히 선언하셨다(8:44).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 안에 서지 않고 거짓의 아버지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은 그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보여 주었다. 이 말씀은 어떤 민족 전체를 비하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예수님과 최초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며, 본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폭로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8:45–46). 진리를 말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미움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47).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공로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뜻이다(5:25; 6:44–45).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둔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내가 있다” (8:48–59)

유대인들은 논리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사마리아인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모욕했다(8:48). 예수님은 자신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모욕한다고 답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8:49–50).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8:51). 이는 신자가 육체적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그를 정죄하거나 영원히 붙잡지 못한다는 뜻이다(5:24–29; 11:25–26).

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들보다 크냐고 물었다(8:52–53). 바로 그것이 본문이 요구하는 질문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답하셨다(8:54).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키신다(8:55).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는 것으로 기뻐했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셨다(8:56).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환상으로 자세히 보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았다(창 12:3; 22:18; 히 11:13).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이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선언하셨다(8:57–58). 예수님은 단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 에고 에이미, 곧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일곱 가지 비유적 선언과 구별되는 요한복음의 가장 분명한 절대적 에고 에이미 가운데 하나다.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시는 분이며,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자신에게 적용하신다(출 3:14; 사 43:10–13; Carson, John 8:58).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한 것은 그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8:59).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몸을 피하여 나가셨다. 다시 한번 적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직 십자가의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8장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비참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주장하기보다 아들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걷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시는 사람만 참으로 자유롭다(8:12, 31–36).

2D.2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심 (9:1–41)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 (9:1–7)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다(9:1). 제자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물었다(9:2). 구약은 어떤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음을 말하지만, 모든 질병과 장애를 개인의 특별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로 단정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타락한 세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숨은 죄부터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욥 1–2장; 눅 13:1–5).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특정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답하셨다(9:3). 이는 그와 부모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려고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셨다고 차갑게 설명하는 말씀도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하는 시선을 장차 자신이 행하실 구원의 일로 돌리신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헛되지 않으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창조주와 구원자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하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하셨다(9:4). 지상 사역을 완성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정해진 시간이 있기에 맡기신 일을 미루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다시 밝히셨다(9:5). 이것은 8장 12절의 두 번째 “나는 …이다” 선언을 표적과 연결한다. 이제 예수님은 빛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그 선언이 참됨을 보여 주신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다(9:6–7). 진흙과 물 자체에 치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은 아버지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어울린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치료는 점진적인 회복이 아니라 보지 못하던 눈을 여신 창조적인 표적이었다.

예수님이 진흙을 만드신 날은 안식일이었다(9:14). 일부 유대 전통은 진흙을 반죽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안식일 위반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사용하심으로 안식일 규정 뒤에 숨은 지도자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셨다. 5장에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하셨듯, 인간이 만든 세부 규정에 생명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으셨다(5:8–9).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일을 행하신다.




이웃과 바리새인들의 첫 심문 (9:8–17)

이웃들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맞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반복하여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증언했다(9:8–9).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서 씻게 했고, 그대로 하여 보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설명했다(9:10–11). 아직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9:13).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표적이 가리키는 분보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었다. 일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올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다(9:15–16).

그들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답했다(9:17).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만 말했지만(9:11), 이제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로 고백한다. 그의 이해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경험한 은혜와 주어진 증거를 따라 한 걸음씩 예수님을 알아 간다. 반대로 지식이 많다고 자부한 지도자들은 표적을 조사할수록 더욱 완고해진다.




부모의 두려움과 지도자들의 압박 (9:18–23)

지도자들은 그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지 믿지 않으려 부모를 불렀다. 부모는 그가 자신들의 아들이며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확인했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으며 누가 눈을 열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리고 아들이 장성했으니 직접 물으라고 했다(9:18–21).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지도자들이 정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9:22–23).

부모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박해가 실제였음을 보여 준다. 가족과 공동체와 생계의 중심이던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은 가벼운 손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아는 사실까지 말하지 않는 모습은, 뒤에서 더욱 담대해지는 아들의 태도와 대조된다. 5장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들의 압력 속에서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했던 모습과도 차이가 난다(5:11–15).




보게 된 사람의 담대한 증언 (9:24–34)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압박했다(9:2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진실을 고백하라는 엄숙한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대답을 미리 정해 놓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안다고 답했다. “내가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봅니다”(9:25). 모든 질문에 답할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명백한 은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자 그는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9:26–27). 지도자들은 그를 모욕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알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9:28–29). 그러나 모세의 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들은 모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모세가 증언한 분을 거부했다(5:45–47).

그 사람은 지도자들의 모순을 담대하게 지적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서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9:30).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사람의 요구를 승인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뜻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9:31; 시 66:18; 잠 15:29). 세상이 시작된 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열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9:32–33).

그의 말은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표적의 성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증거를 들어 말한 것이다. 지도자들은 논박하지 못하자 그를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 모욕하며 쫓아냈다(9:34). 처음에는 그의 장애를 죄의 증거로 여겼고, 이제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쫓은 사람을 예수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다.




찾아오신 예수님과 참된 예배 (9:35–41)

예수님은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셨다(9:35). 풍랑 속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듯(6:19–20),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다. 일부 후기 사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지만, 이른 사본의 지지를 받는 “인자”가 문맥에 더 적절하다. 그는 믿기 위해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을 밝히셨다(9:35–37).

육체의 눈을 열어 주신 예수님은 이제 믿음의 눈을 더욱 밝히셨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다(9:38). 그의 고백은 “예수라는 사람”(9:11)에서 “선지자”(9:17),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9:33)을 거쳐 믿고 경배하는 주님께로 자라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점차 알아 갔던 것처럼(4:19, 26, 42),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찾아오신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1:14; 2:11).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다(9:39). 이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3:17). 예수님이 오신 일차 목적은 구원이지만,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거부하는 마음이 드러나므로 그분의 오심은 결과적으로 심판과 분리를 가져온다. 자신의 눈멂을 인정하는 사람은 보게 되지만, 스스로 본다고 확신하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더욱 완고해진다.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눈먼 사람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차라리 눈멀었다고 인정했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본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셨다(9:40–41). 이는 무지가 자동으로 무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고 빛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충분한 빛 앞에서도 안다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사람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육체의 시력보다 더 깊은 영적 눈멂을 드러낸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인자를 보아야 한다(1:29; 3:14). 우리 스스로 영적인 눈을 열 수 없으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9:4–5; 12:35–36).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실 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자신을 믿고 경배하게 하신다.

2D.3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10:1–21)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 (10:1–6)

요한복음 10장은 앞 장과 분리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보게 된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낸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셨다(10:1). 문지기는 참된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이끌어 낸다(10:2–3). 당시 목자는 앞서 걸었고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다(10:4–5).

이 말씀의 구약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자신이 잃은 양을 찾아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에스겔 34장이 있다(겔 34:1–16, 23–24).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기 지위와 이익을 지키며 치유받은 사람을 내쫓은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반대로 예수님은 쫓겨난 사람을 찾아 이름을 아시듯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셨다(9:35–38).

양들이 목자를 따른다는 말씀은 사람이 본래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다. 참된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부르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따른다(6:44–45; 10:27).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이해하지 못했다(10:6). 스스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눈멂이 계속된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10:7–10)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셨다(10:7, 9). 이것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 선언 가운데 세 번째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10:9). “누구든지”라는 초청은 넓게 선포되지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14:6; 행 4:12).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한 도둑과 강도는 모세나 참된 구약 선지자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증언했다(5:39, 46).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백성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거짓 지도자들과 구원자들을 가리킨다. 참된 양들은 결국 그들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10:8).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10:10). 풍성한 생명은 반드시 건강과 재물과 성공이 많아진다는 약속이 아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목자의 보호와 공급 안에서 현재부터 영생을 누리는 충만함이다(5:24; 17:3).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자신을 주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회복하신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 (10:11–18)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선언하셨다(10:11). 이것은 일곱 가지 “나는 …이다” 선언 가운데 네 번째다. 구약에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시 23:1; 겔 34:11–16, 23).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돌보시는 약속과 다윗 계열 목자의 약속이 함께 성취된다.

고용된 삯꾼은 양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난다. 그는 양을 진정으로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10:12–13). 그러나 선한 목자는 위험을 피하려고 양을 희생하지 않고 양을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의 감동적인 모범만이 아니라,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양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 주시는 속죄의 죽음이다(사 53:6; 막 10:45).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관계를 반영한다(10:14–15). 이 앎은 명단이나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소유하며 관계를 맺는 언약적인 앎이다. 선한 목자는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는 막연한 가능성만 마련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는 희생이다(6:37–40; 10:27–29). 그렇다고 누가 양인지 미리 알아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의 초청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아올 의무가 있으며, 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6:37).

예수님에게는 당시 유대인 무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었다. 그들도 예수님이 인도해야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와 한 목자가 될 것이다(10:16). 이는 주로 복음을 듣고 들어올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두 구원 공동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자 아래 하나의 새 언약 백성을 이룬다(11:51–52; 엡 2:13–18). 교회의 하나 됨은 문화의 획일성이나 한 인간 조직에 속하는 데 있지 않고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들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기 때문이다(10:17).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들이 억지로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지 못한다. 그분은 스스로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셨고, 이는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에 따른다(10:18). 십자가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희생이며, 부활도 그 권세와 사역의 일부다(3:16; 6:38; 사 53:10; 슥 13:7).




다시 갈라진 사람들의 반응 (10:19–21)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10:19; 7:43).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며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10:20–21). 9장의 표적은 선한 목자의 말씀을 뒷받침했지만 같은 말씀과 표적 앞에서 반응은 갈라졌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립적인 평가를 기다리는 종교 교사가 아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과 그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이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양인지 알 수 없다”며 믿음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은혜를 구하며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고, 목숨을 버리신 목자를 믿고 따라야 한다. 그분은 생명을 빼앗는 거짓 목자와 달리 자기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2D.4 수전절 논쟁과 공개적인 반대 (10:22–39)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하라” (10:22–30)

때는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다(10:22). 수전절은 주전 164년경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늘날 하누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하라고 요구했다(10:23–24).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요청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도 자신을 증언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10:25).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10:26). 불신앙의 가장 깊은 원인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원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이며,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불신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충분한 말씀과 표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거부는 자신의 완고한 뜻이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본문 안에서 함께 선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며, 그들은 그분을 따른다(10:27). 듣고 따르는 것은 양이 되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목자에게 속한 생명의 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10:28).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믿음을 붙드는 힘보다 먼저 양을 붙드시는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

양들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10:29).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선언은 이 구원과 보호의 문맥에서 나온다(10:30). 아버지와 아들은 한 인격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라는 말은 중성형으로, 서로 구별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백성을 살리고 지키는 뜻과 능력에서 하나임을 나타낸다. 동시에 피조물이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구원 권능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다는 점에서 성자의 신적 본성을 강하게 드러낸다(5:19–23).

이 약속은 신자를 게으르고 자만하게 만들지 않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참된 양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구원을 잃었다고 절망하게 하지도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보다 강한 원수는 없으며, 목자는 값 주고 구원한 양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신다(6:39–40; 롬 8:38–39).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 않고 목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그분을 따르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과 성경의 권위 (10:31–39)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10:31).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중 어느 일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신성 모독 때문이라고 답했다(10:32–33). 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이 단순히 도덕적 협력을 뜻하지 않고 신적 권위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들었다. 문제는 예수님의 주장을 오해한 데만 있지 않고, 표적이 확증하는 그 주장을 믿지 않은 데 있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의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는 말씀을 인용하셨다(10:34). 이 시편의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을 재판할 책임을 맡았으나 불의하게 행한 인간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시 82:1–7). 성경이 제한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 신성 모독이라 정죄할 수 없다는 논증이다(10:35–36). 이는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이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논증으로 자신의 신성을 낮추거나 단지 재판관 중 하나라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다. 작은 경우를 인정한다면 훨씬 큰 경우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그들의 성급한 판결을 막으신 뒤, 자신의 독특한 사역을 다시 증거로 제시하신다. 또한 “성경은 폐할 수 없다”는 말씀은 성경의 표현 하나도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한다(10:35; Carson, John 10:34–36).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믿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일을 행한다면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10:37–38). 표적은 독립된 구경거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와 하나 됨을 가리킨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분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다(10:39). 십자가는 적들이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버리시는 때에 이루어진다.

2D.5 물러나심과 계속된 전진 (10:40–42)

예수님은 다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서 머무셨다(10:40; 1:28).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반복되는 표적과 말씀을 거부한 뒤, 이야기는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장소로 돌아간다. 이는 예수님의 공개 사역 한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처음부터 주어진 증언이 참되었음을 되돌아보게 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에 관해 말한 것은 모두 참되다고 고백했다(10:41). 요한의 사역의 가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의 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가리킨 데 있었다. 증인은 자신에게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도록 이끈다(1:29–34; 3:30).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10:42).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 했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세례 요한의 오래된 증언이 열매를 맺었다. 사람의 반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말씀의 씨앗은 당장 눈에 띄는 표적이 없어도 때가 되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다.








III. 이행기: 생명과 죽음, 왕과 고난받는 종 (11:1–12:50)


3A.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11:1–44)

3A.1 나사로의 죽음 (11:1–16)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보냈다(11:1–3).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람의 형편을 알렸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1:4).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지만 죽음이 이 사건의 마지막 말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11:5).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11:6). 본문은 지체하심과 사랑을 대립시키지 않고 연결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즉시 해 주는 데만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 지체하심은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아셨고 무엇을 행하실지도 알고 계셨다.

이틀 뒤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자 제자들은 얼마 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일을 떠올리며 만류했다(11:7–8). 예수님은 낮의 열두 시간 동안 걷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걷는 사람은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고 하셨다(11:9–10). 아버지가 정하신 사명의 낮 동안에는 적들의 위협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제자들도 두려움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고 하시자 제자들은 자연적인 잠으로 오해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밝히시며, 자신이 그곳에 없었던 것을 제자들을 위해 기뻐한다고 하셨다. 이는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영광을 보고 더 굳게 믿게 될 것을 기뻐하셨다는 뜻이다(11:11–15). 죽음조차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주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다(11:16). 그의 말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비관과 충성스러운 용기가 함께 섞여 있었을 수 있다. 그는 부활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과 함께하려 했다. 제자도의 담대함은 모든 결과를 아는 데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나온다.

3A.2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11:17–27)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11:17).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이 두 자매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11:18–19).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1:20–21). 이 말에는 슬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안다는 믿음도 있었다(11:22).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안다고 답했다(11:23–24). 그의 고백은 옳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 교리만 확인하지 않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다(11:25). 이것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 선언 가운데 다섯 번째다.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누어 주실 선물일 뿐 아니라 지금 그분 자신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서 온다(1:4; 5:21, 26).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11:25–26). 첫 말씀은 신자가 육체로 죽어도 마지막 날 몸으로 살아날 것을 뜻한다. 둘째 말씀은 신자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죽음이 하나님과의 생명을 끊거나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뜻이다(5:24–29).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 아는지를 넘어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물으셨다(11:26). 생명의 교리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다(11:27). 그는 뒤에 무덤의 돌을 옮기는 일을 염려하며 여전히 흔들리지만(11:39),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중에도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붙들었다. 믿음은 모든 의문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3A.3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심 (11:28–37)

마르다는 돌아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부르신다고 조용히 알렸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갔고, 집에서 위로하던 사람들은 그가 무덤에 울러 가는 줄 알고 뒤따랐다(11:28–31).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1:32). 같은 말이라도 마리아는 많은 설명보다 눈물로 슬픔을 드러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깊이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셨다(11:33). 여기 사용된 말에는 단순한 슬픔 이상으로 죽음과 죄가 만든 참상에 대한 분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죽음 앞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죽음은 본래 좋은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가져온 원수이며, 생명의 주님은 그 원수를 마주하여 격분하고 슬퍼하신다(롬 5:12; 고전 15:26).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신 뒤 무덤으로 가셨고 눈물을 흘리셨다(11:34–35). 그분의 눈물은 참된 인성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을 멀리서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하신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했지만, 어떤 이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11:36–37). 그들은 사랑이라면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허락하신 뒤 그 죽음을 이기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나아갔다.

3A.4 나사로를 살리심 (11:38–44)

예수님은 다시 깊이 분노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고 돌로 입구를 막아 두었다(11:38).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자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11:39). 본문은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한다.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11:40). 믿음은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께 감사하셨다. 아버지가 언제나 자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둘러선 무리가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셨다(11:41–42). 이는 기도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기적의 능력을 얻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일치 속에서 행하시는 표적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이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셨다(11:43).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음성을 듣고 반응할 능력이 없었지만, 생명의 주님의 명령이 그를 살려 밖으로 나오게 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눈앞에 보여 준다(5:25). 죄로 죽은 사람의 거듭남도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엡 2:4–5).

나사로는 손발이 천으로 감기고 얼굴에는 수건이 둘러진 채 나왔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다(11:44). 나사로는 다시 죽을 이 땅의 생명으로 돌아왔지만, 이 표적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자기 백성을 썩지 않을 생명으로 일으키실 권세를 미리 보여 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의를 풀어 줄 사람이 필요한 이전 상태로의 귀환이 아니라 죽음을 영원히 이긴 새 창조의 시작이 될 것이다(20:6–9).

나사로의 죽음과 회복은 더 넓게는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지만 아담의 타락과 죽음까지도 자신의 주권 밖에 두지 않으셨고, 죄 아래 갇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생명을 베푸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롬 11:32; 갈 3:22; 엡 2:4–7). 마찬가지로 아들의 죽음도 인간의 악한 손에 맡겨진 실패가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에 순종하여 영광을 받고 그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길이었다(10:18; 13:31–32; 17:1; 빌 2:8–11).

우리는 당시 사람들처럼 나사로의 표적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을 증언하는 말씀을 듣는다. 지금도 아들의 음성이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 날에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를 것이다(5:25, 28–29).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질문은 독자에게도 주어진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 생명을 소유하고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롬 4:17).




3B.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사법적 결정 (11:45–54)

3B.1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그 역설 (11:45–53)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11:45).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다(11:46). 같은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을 만들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가장 큰 표적 앞에서도 불신앙은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음을 인정했다(11:47). 그들은 표적이 사실인지 조사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로마가 와서 자신들의 성전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고 염려했다(11:48).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보다 자신들의 지위와 정치적 안정을 지키려 했다. 생명을 주신 표적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11:49–50). 그의 뜻은 예수님을 희생하여 로마의 탄압과 자신들의 손실을 막자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고 해설한다(11:51). 인간은 악한 목적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대속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신다(11:52). 이는 모든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 모으실 백성을 가리킨다(10:16; 17:20–23).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무리로 만드신다. 교회의 하나 됨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이루는 열매다.

그날부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11:53).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악한 선택이므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동시에 그 죽음은 아버지가 정하시고 아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다(10:17–18; 행 2:23).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죄를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지만 그 죄를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3B.2 예수님이 물러나심 (11:54)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고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물러나 제자들과 머무셨다(11:54). 이는 죽음을 피하여 사명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유월절과 십자가의 때까지 행동을 조절하신 것이다. 그분은 지도자들의 계획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때를 따라 생명을 내어 주신다.




3C. 개선과 임박한 죽음 (11:55–12:36)

3C.1 유월절을 앞둔 배경 (11:55–57)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11:55).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심판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출 12장). 이제 하나님의 어린양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실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온다(1:29; 19:14, 36).

사람들은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절기에 올 것인지를 서로 물었다(11:56).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여 붙잡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1:57). 겉으로는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생명의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월절에 올라가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을 붙잡으려 하지만, 참된 유월절 어린양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 주신다.

3C.2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 (12:1–1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오셨다(12:1).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마르다는 섬기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12:2). 한때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생명의 주님과 식사하는 모습 자체가 표적의 살아 있는 증거였다.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12:3). 이 양은 한 번의 사용에 매우 많았고, 유다는 삼백 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12:5). 노동자의 거의 일 년 임금에 해당할 만큼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린 행위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가치를 계산 가능한 이익보다 귀하게 여겼으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섬겼다.

가룟 유다는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12:4–5). 그의 말은 정의롭고 실용적으로 들렸지만 요한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돈궤를 맡아 훔치던 도둑이었다고 밝힌다(12:6). 경건한 명분이 언제나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여 탐욕을 감추었고, 마리아의 사랑을 낭비로 판단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내버려 두라고 하시며 자신의 장례 날을 위해 이 일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다(12:7).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얼마나 자세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사랑의 행위는 곧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미리 준비하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12:8; 신 15:11). 이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난한 이에게 손을 넓게 펴라고 명한다. 다만 십자가를 앞둔 이 특별한 순간에는 예수님께 드린 사랑이 우선되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12:9).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떠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12:10–11). 죽은 사람을 살린 표적을 부정할 수 없자 살아 있는 증인을 없애려 했다. 불신앙은 증거가 부족해서만 생기지 않으며, 자기 지위와 뜻을 지키려 할 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일까지 제거하려 한다. 반대로 마리아의 사랑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3C.3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심 (12:12–19)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갔다(12:12–13). 종려가지는 승리와 민족적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무리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은 복되시다”라고 외쳤다(시 118:25–26). “호산나”는 본래 구원해 달라는 간구였지만 여기서는 구원을 가져오는 왕을 향한 찬양이 되었다.

그러나 무리가 기대한 왕권과 예수님이 이루실 왕권은 같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딸아, 보라, 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셨다(12:14–15; 슥 9:9). 그분은 군마를 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히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는 평화의 왕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시온의 왕이 폭력과 억압이 아닌 구원으로 오심을 보여 준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 말씀이 그분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기억했다(12:16). 부활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사건과 성경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2:22; 14:26). 당시의 열광만으로는 십자가에 달릴 왕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일을 본 무리는 계속 증언했고, 그 표적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12:17–18). 바리새인들은 서로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며 자신들의 계획이 아무 성과가 없다고 탄식했다(12:19). 그 말은 과장이었지만 곧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과 연결되며 의도하지 않은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스라엘에 갇히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민족으로 뻗어 갈 것이다.

3C.4 이방인들의 방문과 때에 대한 선언 (12:20–36)


한 알의 밀이 죽어 맺는 많은 열매 (12:20–26)

절기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몇몇 헬라인이 있었다(12:20). 이들은 유대교를 경외하며 예배에 참여한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요청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알렸다(12:21–22). 이방인들이 찾아온 일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다른 양들을 한 무리로 이끄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 준다(10:16; 11:52).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다(12:23). 이전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 못했지만(7:30; 8:20),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환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들리고 부활하는 데 나타난다.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다(12:24). 먼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가리킨다. 그분의 죽음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제자도도 이 십자가의 모양을 따른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잃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12:25). “미워한다”는 말은 생명이나 자신을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자기 보존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라는 강한 비교 표현이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야 하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12:26). 그분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낮아짐과 섬김을 지나지만 마침내 부활과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섬겼듯, 제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죽으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십자가를 향한 괴로움과 아버지의 응답 (12:27–33)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다(12:27).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셨다고 해서 죽음과 진노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맞으신 것은 아니다. “아버지, 이때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일을 위해 이때에 왔다고 고백하셨다. 그분의 순종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순종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이미 영화롭게 했고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는 음성이 들렸다(12:28). 예수님의 표적과 사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무리는 그 음성을 천둥이나 천사의 말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음성이 자신보다 그들을 위해 주어졌다고 하셨다(12:29–30). 같은 계시 앞에서도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없으면 뜻을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때가 왔다(12:31). 사탄이 그 순간부터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죄를 고발하고 사람을 붙들던 그의 결정적 권세가 깨진다(골 2:14–15; 히 2:14).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하셨다(12:32). “들림”은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 죽음을 통한 높아지심을 함께 가리키며, 요한은 이 말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설한다(12:33).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된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앞의 헬라인들처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부류의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끄신다는 뜻이다(10:16; 11:52).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패배가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 모으는 능력이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12:34–36)

무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맞는지 물었다(12:34; 시 89:36–37; 단 7:14).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와 고난받아 죽을 인자를 서로 조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은 왕의 영광과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함께 증언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히 다스리신다(사 52:13–53:12).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추상적인 설명만 주지 않고 빛이 잠시 더 함께 있을 동안 걸으라고 촉구하셨다. 어둠이 덮치기 전에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12:35–36). 구원의 초청은 끝없이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두 이해한 다음 따르겠다고 미루지 말고, 주어진 빛에 응답하여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 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숨으셨고, 공개 사역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3D. 불신앙의 신학 (12:37–50)

3D.1 성경에 예언된 불신앙 (12:37–43)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12:37). 이는 표적 자체가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믿음을 보장하지 않음을 다시 보여 준다. 요한은 이 불신앙이 뜻밖의 실패가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설명한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라는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의 계시는 많은 사람에게 거부당했다(12:38; 사 53:1).

요한은 이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한다(12:39–40). 이것은 죄 없이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임의로 막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반복하여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3:19–20; 5:40).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선택한 완고함 속에 내버려 두어 더 이상 보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의 책임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적 심판이 함께 놓여 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관해 말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설명한다(12:41).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이었다(사 6:1–5). 요한이 그 영광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은 성자가 여호와의 신적 영광을 함께 가지신다는 강한 증언이다(Köstenberger, John 12:41).

그럼에도 지도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12:42).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평가한다(12:43). 이 믿음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평가를 더 사랑하는 믿음은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며 결국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5:44; 9:22–38).

3D.2 예수님의 약속에 담긴 권위와 심판 (12:44–50)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선언은 앞선 사역의 핵심을 요약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12:44–45). 이는 성부와 성자가 같은 인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므로 아들을 떠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1:18; 14:9).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12:46).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당장 심판하는 것이 초림의 중심 목적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구원하러 오셨다(12:47; 3:17).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할 것이다(12:48). 구원의 말씀이 거부될 때 심판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무엇을 말하고 전할지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셨다(12:49).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억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초청이다(12:50).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셨으며 십자가까지 순종하신다.

그러므로 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여 고백을 미루지 말고, 십자가에 들려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믿음조차 자신의 지혜에서 만들 수 없으므로 눈을 밝혀 낮아지신 왕과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신 예수님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12:24–26).






IV. 십자가와 높아지심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13:1–20:31)


4A. 최후의 만찬 (13:1–30)

4A.1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13:1–17)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셨다(13:1). 앞에서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때가 이르렀다(7:30; 12:23).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는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라는 뜻과 사랑의 완전한 정도까지라는 뜻을 함께 담을 수 있다. 그 사랑은 발을 씻기시는 낮아짐에서 나타나고 곧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다.

저녁 식사 중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13:2).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의 중심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주권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으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다(13:3). 자신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아셨기 때문에 낮은 일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종의 일을 맡으셨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뒤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기 시작하셨다(13:4–5). 발 씻김은 보통 가장 낮은 종이 담당하는 일이었다. 태초부터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1:1–3, 14; 빌 2:6–8).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며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막 10:45).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강하게 거절했다(13:6, 8). 그는 예수님을 높이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낮아짐의 길을 자기 기준으로 막으려 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는 일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을 것이며, 자신이 씻어 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13:7–8). 발 씻김은 겸손의 모범일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씻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정결을 상징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했다(13:9).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며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셨다(13:10). 이 말씀은 여러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문맥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정결과 제자가 살아가며 계속 필요로 하는 씻음을 구별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와 성화를 의지해야 한다(15:3; 요일 1:7–9). 씻김을 스스로 이루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주님이 씻어 주셔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끗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셨다.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다(13:10–11). 유다는 외적으로 제자 공동체에 속하고 예수님에게 발까지 씻김받았지만 구원하는 정결을 받은 “자기 사람”은 아니었다(6:64, 70–71; 17:12). 교회의 외적 표지와 특권을 누리는 것 자체가 마음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발을 씻긴 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13:12–13). 주님이신 자신이 그들의 발을 씻었으므로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한다(13:14). 모든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발 씻김을 정규 예식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명령에만 초점이 있지는 않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실제 필요를 섬기는 삶이 핵심이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다(13:15–16).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대로 행할 때 복이 있다(13:17). 그러나 제자들의 섬김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공로가 아니다. 먼저 주님이 낮아져 씻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낮은 섬김과 진실한 말씀과 희생과 중보로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분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 가는 삶이다(요일 3:16; 4:11).

4A.2 자신을 배반할 사람을 말씀하심 (13:18–30)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안다고 하셨다(13:18). 여기서 유다를 제외한 선택은 구원받을 제자들을 가리키는 문맥이다. 유다의 배반은 “내 빵을 먹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한다(시 41:9). 가까이 식탁을 나누던 사람의 배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지만, 성경의 성취가 유다를 억지로 악하게 만들어 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그는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스스로 배반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셨다(13:19). 여기에도 설명어 없는 절대적 에고 에이미가 사용된다. 배반과 죽음이 닥쳐도 예수님이 상황을 알지 못해 희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는 말씀이다. 이 표현은 이사야에서 여호와가 자신의 예언 성취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사 41:4; 43:10).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13:20). 유다의 거짓 사도직이 참된 사도의 사명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권위로 보냄받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 말씀 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셨다(13:21). 나사로의 무덤과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셨을 때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11:33; 12:27).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셨지만 가까이 지낸 유다의 배반을 아무 감정 없이 처리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바라보았다(13:22). 유다의 위선이 그만큼 감쪽같았으며, 다른 제자들도 자신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예수님 곁에 기대어 앉아 있던 사랑받는 제자가 베드로의 신호를 받고 누구인지 물었다(13:23–25).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사람이 그라고 하시며 유다에게 건네셨다(13:26). 당시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직접 빵을 건네는 일은 호의의 표시일 수 있었다. 예수님은 배반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다.

유다가 빵을 받은 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13:27). 앞서 마귀가 생각을 넣었고 이제 유다는 그 뜻에 자신을 내맡겼다(13:2). 사탄의 활동은 실제였지만 유다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반복된 경고와 사랑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다. 동시에 예수님은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사건의 진행까지 주관하셨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정하신 십자가 계획을 벗어나지 못한다(눅 22:22; 행 2:23).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13:28–29).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으며 “때는 밤이었다”(13:30). 이는 실제 시간인 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빛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간 유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상의 빛이 곁에 있었지만 그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3:19; 8:12).




4B. 고별사 1부 (13:31–14:31)

4B.1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13:31–38)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13:31). 배반자가 움직이고 십자가가 가까워진 순간을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시작으로 해석하셨다. 아들이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며, 아버지는 부활과 승천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13:32; 17:1–5).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며 잠시만 더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13:33).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도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었다(7:33–34; 8:21).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죽어 그분께 갈 수 없는 반면,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르게 될 것이다(13:36).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길을 여셔야 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13:34).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는 구약에도 있었다(레 19:18).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랑의 새로운 기준과 능력이 되고, 새 언약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막연한 호감이 아니라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행동이다(15:12–13).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13:35). 사랑은 제자가 되는 공로나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참된 믿음이 낳는 필수적인 표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요일 3:23). 교회의 진리 고백과 사랑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공동체는 그 진리를 서로를 향한 희생으로 나타내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답하셨다(13:36). 이는 먼저 예수님만이 담당하실 대속의 죽음을 뜻하며, 멀리는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 고난과 죽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일을 암시한다(21:18–19). 베드로는 지금이라도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다(13:37–38).

베드로의 사랑과 열심은 진실했지만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위해 죽으셔야 했다. 제자는 의지와 용기를 자랑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씻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아시면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뒤에 회복시켜 양들을 돌보게 하실 것이다(21:15–19).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인간의 자신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행할 수 있다.

4B.2 예수님이 가실 곳과 관련된 약속 (14:1–4)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떠나심,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신 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14:1). 제자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현실을 축소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과 배반 앞에서 괴로워하셨다(12:27; 13:21). 다만 그들의 근심이 절망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14:2). “거할 곳”은 화려함의 정도가 서로 다른 개인 저택들을 약속한다기보다, 아버지의 집에 자기 백성이 충분히 영원히 머물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장소를 준비하시는 방법은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이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여시는 것이다. 그분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구원 사역이다.

예수님은 가서 자리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14:3). 이 오심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실 재림을 가리킨다. 동시에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오심과 성령을 통해 함께하심이 그 최종적인 만남을 미리 누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장면으로 지나치게 좁히기보다, 십자가로 떠나셨다가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마지막에는 친히 데려가신다는 약속 전체를 보아야 한다(Carson, John 14:2–3).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하셨다(14:4). 제자들은 아직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길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다.

4B.3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 (14:5–14)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14:5). 그의 솔직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다(14:6). 이것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 선언 가운데 여섯 번째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안내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다. 진리를 전하는 선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진리이며, 생명을 소개하는 분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다(1:4, 18; 11:25). “길·진리·생명”은 서로 떨어진 세 역할이 아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한 선언이다.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종교적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라는 뜻이 아니다. 죄인은 오직 성육신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고 화목할 수 있다(행 4:12; 딤전 2:5). 이 배타성은 교회의 교만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선언이다. 동시에 누구든지 그분께 오는 사람에게 열린 은혜의 길이며, 예수님은 오는 사람을 내쫓지 않으신다(6:37).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게 되며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고 하셨다(14:7).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충분하겠다고 요청했다(14:8).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신현을 기대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셨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14:9). 이는 예수님이 곧 성부라는 뜻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지만, 성자는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본다(1:18; 골 1:15; 히 1:3).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14:10–11). 그분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 혼합되지 않지만 완전한 상호 내주와 일치 속에서 말씀하고 일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들 때문에 믿어야 한다. 표적은 아버지를 완전히 나타내는 아들의 정체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14:12). “더 큰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본질적으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복음 증언을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죄인이 거듭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구원 역사의 더 넓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행하시는 계속된 사역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행하여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14:13–1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끝에 일정한 문구를 붙이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뜻과 사명에 일치하여 그분의 권위와 공로를 의지해 구하는 것이다(요일 5:14). 문맥에서는 특히 복음의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다.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편안함이나 명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광받으시는 데 있다.

4B.4 예수님의 떠나심과 진리의 성령의 오심 (14:15–31)


다른 보혜사와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심 (14:15–18)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14:15).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얻거나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 계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불완전하게 순종하는 신자가 매번 실패할 때마다 버림받는다는 뜻도 아니다. 발을 씻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순종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14:16). 보혜사로 번역되는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분, 변호하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돕던 사역을 성령이 계속하실 것을 보여 준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가르치고 증언하며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며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받을 수 없다(14:17).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 안에 계실 것이므로 그분을 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하셨다(14:18).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가리키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약속도 포함한다. 예수님의 육체적 떠나심은 임재의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순종의 사랑 (14:19–24)

잠시 후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므로 제자들도 살게 된다(14:19).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14:20).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과 사랑에 참여하는 구원의 교제다.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신다(14:21).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순종으로 처음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은혜로 시작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린다. 불순종은 그 교제를 흐리게 하지만 성령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귀함을 보게 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실 것인지 물었다(14:22). 그는 아마도 메시아가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할 것이라고 답하셨다(14:23). 하나님은 세상의 눈을 압도하는 정치적 과시보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신다. 장차 아버지의 집에서 살 약속은 지금 성부와 성자가 신자 안에 거하시는 교제로 시작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14:24).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일이다. 순종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영적 소속과 사랑을 드러내는 열매다.




성령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평안 (14:25–31)

예수님은 함께 있는 동안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14:25–26). 이 약속은 먼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증언하도록 주어졌으며 복음서 기록의 신뢰성과도 관련된다. 동시에 성령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사도적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조명하신다. 성령은 예수님과 무관한 새로운 계시를 중심에 두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밝히고 영광을 드러내신다(16:13–1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기고 자신의 평안을 주셨다(14:27).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안정되고 위험이 사라질 때 유지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데서 온다(롬 5:1; 엡 2:14).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부름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분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14:28). 이 말씀은 성자가 본질적으로 아버지보다 낮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하나라고 분명히 했다(1:1; 10:30). 여기서는 성자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보내심을 받은 구원 사역의 질서와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가실 것이므로 제자들은 그 떠나심이 실패가 아님을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여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하셨다(14:29; 13:19).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오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붙잡아 고발할 아무 죄도 없다(14:30). 십자가는 사탄이 죄 있는 예수님을 정당하게 지배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명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자발적으로 죽음에 순종하신다(14:31; 10:18).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고 말씀하셨다(14:31). 이후 말씀이 정확히 어느 장소에서 계속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동을 준비하면서 고별사가 이어졌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신다는 사실이다.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며 성령을 보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






4C. 고별사 2부 (15:1–16:33)

4C.1 포도나무와 가지 (15:1–16)


참포도나무와 농부이신 아버지 (15:1–6)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선언하셨다(15:1). 이것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 선언 가운데 일곱 번째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로 묘사되지만, 좋은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어 심판받았다(시 80:8–16; 사 5:1–7; 렘 2:21).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완성하는 참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제도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다듬으신다(15:2). 가지치기는 말씀과 섭리를 통해 죄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의 훈련을 가리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15:3). 그들의 정결은 스스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곧 이루실 십자가의 은혜에서 온다(13:10).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15:4).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제자도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막연한 신비 체험이나 순간적인 감정을 뜻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로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언약적 교제를 뜻한다(15:7, 9–10).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다시 말씀하셨다(15:5). 이는 일곱 번째 선언을 제자들과의 관계에 적용한 반복이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는 신자가 일상적인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 열매를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열매의 근원은 가지의 결심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15:6). 이는 참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결국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유다처럼 외적으로 제자 공동체에 붙어 있으나 참된 믿음과 열매가 없는 사람이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경고한다(6:64; 13:10–11). 참된 제자는 자기 능력으로 매달려 구원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머물며 열매를 맺는다(10:27–29).




기도와 사랑과 충만한 기쁨 (15:7–12)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머물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15:7). 이 약속은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과 소원을 빚기 때문에 제자는 그분의 뜻과 열매를 위해 구하게 된다. 기도는 포도나무와 독립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는 표현이다.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15:8). 열매가 제자가 되기 위한 공로는 아니지만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이 “열매”를 교회 성장이나 전도한 사람의 수와 같은 외적 사역의 성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어지는 문맥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강조한다(15:9–12). 그러므로 열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자 안에서 사랑과 순종과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갈 5:22–23).

물론 열매에는 그 변화된 삶과 증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선교적 결실도 포함될 수 있다(15:16, 27). 그러나 전도의 숫자나 눈에 보이는 사역 성과가 많아야 참된 가지라는 뜻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분을 증언하는 삶 전체가 열매다. 열매의 근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활동량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며, 그 최종 목적도 제자의 평판이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15:9).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무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문다(15:10). 순종은 사랑을 사는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다. 불순종은 그 사랑의 교제를 거스르며, 참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14:15).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15:11).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사랑과 뜻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15:12). 제자의 사랑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다.




친구를 위한 사랑과 열매 맺도록 택하심 (15:13–16)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15:13).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위해 실제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우정의 모범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 대신 죽어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 대속적 사랑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능력과 본이 된다(10:11, 15).

예수님이 명하는 것을 행하면 제자들은 그분의 친구다(15:14). 순종으로 예수님의 우정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친구의 관계가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단지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다(15:15). 그렇다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주님이 아니거나 제자들이 종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13:13–16).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도록 사랑받고 신뢰받는 친구이면서 기쁘게 순종하는 종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다(15:16). 직접적으로는 열한 사도를 선택하고 보내신 사명을 가리키지만, 구원의 시작이 인간의 선택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요한복음의 더 넓은 가르침과도 일치한다(6:37, 44; 10:27–29). 선택의 목적은 특권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가서 지속되는 열매를 맺는 데 있다. 여기에는 사도들의 복음 증언으로 맺힐 열매가 분명히 포함되지만, 앞 문맥에서 강조한 사랑과 순종의 열매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먼저 택하고 보내시므로 그들의 인격과 공동체와 증언 속에 지속되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 열매를 위한 사명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15:16). 선택과 기도와 열매는 경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기도와 증언도 사용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는 일은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되지 않으므로,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4C.2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15:17–16:4a)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상의미움 (15:17–25)

예수님은 다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5:17–18). 세상의미움 속에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자들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야 한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세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빛을 미워하는 죄악된 질서를 가리킨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때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15:18).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을 사랑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미워한다(15:19). 선택은 세상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것을 준비하게 한다. 모든 반대가 신실함의 증거는 아니다. 우리의 무례함이나 잘못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본문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 때문에 받는 미움을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면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15:20; 13:16). 복음 증언에는 거부와 수용이 함께 나타난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박해한다(15:21).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도 있다(16:2–3).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한 계시를 받고도 예수님과 아버지를 함께 미워했으므로 핑계할 수 없다(15:22–24).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 죄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가장 밝은 빛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죄가 그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했다는 뜻이다.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다(15:25; 시 35:19; 69:4). “그들의 율법”은 예수님이 구약을 거부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권위를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성경을 가리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미워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지만, 그 악한 반대조차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성령과 제자들의 증언 (15:26–27)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신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5:26). 성령의 사역은 자신을 별개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밝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증언이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며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에게서 보내신다.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원 사역에서 함께 일하심을 보여 준다. “나오신다”는 말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의 영원한 관계를 어디까지 설명하는지를 두고 교회 전통 안에 세밀한 논의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성령이 성부에게서 오시고 성자에게서 보냄받아 성자를 증언하신다는 사실이다. 본문의 목적을 넘어 논쟁적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분을 증언해야 한다(15:27). 이 명령은 먼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성령은 그들의 기억과 증언을 확증하여 교회의 사도적 복음이 되게 하신다(14:26). 이후의 교회도 그 증언인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전하지만, 사도들과 같은 새로운 기초 계시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자신의 설득력만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박해를 미리 말씀하신 이유 (16:1–4a)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었다(16:1). 박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박해가 와도 그것이 주님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셨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은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고난 중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며, 심지어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16:2). 종교적 열심 자체가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들과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16:3).

예수님은 그때가 오면 자신이 미리 말씀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도록 이 일을 알려 주셨다(16:4). 이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자신의 눈먼 열심을 깨달았다(행 9:1–5; 빌 3:6–9). 그러므로 제자는 박해 자체를 찾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의 경고와 성령의 증언을 의지하여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4C.3 성령의 사역 (16:4b–15)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함 (16:4b–7)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모두 하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16:4). 이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그 의미를 깊이 묻는 사람이 없고, 떠나신다는 말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다(16:5–6). 베드로와 도마가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13:36; 14:5), 그들의 관심은 주로 자신들에게 닥칠 상실에 있었고 예수님의 떠나심이 이루어 낼 구원과 영광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진리를 말씀하셨다(16:7).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지만 가면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이는 예수님과 성령이 동시에 일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야 약속된 새 언약의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세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7:39; 행 2:32–33).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가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태처럼 보였지만, 부활하고 높아지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 더 넓고 깊게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다. 성령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낮은 대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고 그분의 임재를 교회 안에 나타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다(14:16–18).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 (16:8–11)

보혜사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실 것이다(16:8). “책망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만 뜻하지 않는다. 세상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복음 증언을 통해 폭로하고, 죄인을 깨닫게 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일까지 포함한다. 성령은 제자들의 증언과 분리되어 막연하게 역사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하신다(15:26–27).

죄에 관하여 책망하시는 까닭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16:9). 모든 개별적인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죄의 중심이며 다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게 하는 결정적인 죄라는 뜻이다(3:18–20; 8:24). 성령은 사람이 예수님 없이도 선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구주의 필요를 깨닫게 하신다.

의에 관하여 책망하시는 까닭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이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16:10).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과 신성 모독자로 판단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려 했지만,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의로우시며 아버지께 인정받은 아들이심을 드러낸다. 성령은 사도들의 부활 증언을 통해 세상의 그릇된 의를 폭로하고 참된 의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밝히신다. 죄인은 자기 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시는 까닭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16:11).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하여 제거한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반역이 심판받았다(12:31; 골 2:15). 사탄의 최종 형벌은 아직 남아 있지만 판결은 확정되었고 그의 결정적인 패배가 시작되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누가 참된 재판장이며 누가 심판 아래 있는지를 밝히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16:12–1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하실 말씀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다(16:12).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완전하거나 뒤에 전혀 다른 복음이 올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그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16:13). 이 약속은 먼저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리며, 교회에 필요한 사도적 계시를 완성하도록 인도하셨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각 신자가 과학·사업·진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답을 직접 계시받는다는 약속이 아니다. 또한 성경 이후에도 새로운 교리를 계속 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을 받는다.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며 장차 올 일을 알리신다(16:13). 이는 성령이 지식이나 권위에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자께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하셨듯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 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이다(8:26–28).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 제자들에게 알림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16:14). 참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체험 자체를 최종 목적처럼 높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말씀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것이므로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 알릴 것이라고 하셨다(16:15).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과 하나 됨을 함께 보여 준다. 성부의 모든 것이 성자에게 속하고 성령은 그것을 전달하여 성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경쟁하지 않으며 삼위 하나님이 한 구원을 이루신다.

4C.4 근심을 넘어서는 기쁨의 약속 (16:16–33)




잠시 후에 다시 보게 될 기쁨 (16:16–22)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16:16). 제자들은 조금 후라는 말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의 뜻을 몰라 서로 물었다(16:17–18). 가까운 문맥에서 첫 번째 “조금”은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를, 두 번째 “조금”은 부활하여 다시 보게 될 때를 가리킨다. 부활 후의 만남은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교제와 마지막 재회의 보증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울고 애통하는 동안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6:20). 십자가를 세상은 예수님의 패배로 즐거워하고 제자들은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 슬픔의 원인이었던 십자가가 구원의 승리였음을 드러낸다. 근심이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출산할 때가 오면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는다(16:21). 고통과 기쁨은 서로 무관한 두 사건이 아니다. 해산의 고통이 새 생명이 나오는 길이듯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과 새 창조의 기쁨을 낳는다.

제자들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보면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16:22). 부활에 근거한 기쁨은 환경이 늘 편안해서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므로 박해와 상실도 그 기쁨의 근거를 제거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함 (16:23–28)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부활과 성령의 조명 뒤에는 제자들이 지금처럼 예수님의 떠나심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16:23).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면 받아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16:2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처럼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여신 예수님의 공로와 뜻을 의지하는 것이다. 문맥에서는 특히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언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기쁨을 구하는 일이 포함된다.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히 4:16).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했지만 아버지에 관해 분명히 알려 줄 때가 온다고 하셨다(16:25). 부활과 성령의 오심 뒤 제자들은 십자가가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된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17장; 요일 2:1). 아버지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므로 그들이 예수님 뒤에 숨어 마지못한 아버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16:26–27).

아버지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다(16:27). 인간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공로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은혜의 결과이며, 그 믿음으로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임이 드러난다(6:44–45).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16:28). 이 한 문장은 성육신과 지상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전체 여정을 요약한다.




흩어질 제자들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16:29–33)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줄 믿는다고 고백했다(16:29–30). 그 고백에는 참된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물으시며 그들이 각각 자기 곳으로 흩어져 자신을 혼자 버려둘 때가 이미 왔다고 예고하셨다(16:31–32; 슥 13:7).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16:32).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의 깊은 심판을 담당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관계가 해체되거나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의 충성은 무너져도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미리 아시면서도 고별사를 통해 위로하고 회복 후의 사명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16:33).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므로 신자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딤후 3:12).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다. 십자가는 아직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가 확실하므로 이미 이긴 일처럼 말씀하신다. 제자의 담대함은 자신의 강한 믿음이나 상황의 호전에 있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다. 연약하여 흩어진 제자들까지 다시 모으시는 주님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4D. 예수님의 기도 (17:1–26)

4D.1 자신의 영화를 위해 기도하심 (17:1–5)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뒤 눈을 들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17:1). 그때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때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 것은 자기중심적인 명예욕이 아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거룩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12:23–28; 13:31–32).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17:2).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류에 미치지만, 그 권세의 구원하는 목적은 아버지가 특별히 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데 있다(6:37–40; 10:27–29). 영생은 인간의 소유나 공로가 아니라 성부가 선택하시고 성자가 주시는 선물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17:3).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언약적 관계를 가리킨다. 영생은 죽은 뒤에만 시작되는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부활 때 완성되는 생명이다. 또한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배제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17:4). 십자가는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사역의 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된 일처럼 기도하신다. 그리고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고 구하셨다(17:5).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누리신 영원한 성자다(1:1–2; 8:58). 성육신으로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며, 이제사역을 완성하고 그 영광으로 돌아가신다(빌 2:6–11).

4D.2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17:6–19)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17:6–10)

예수님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택하여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17:6).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권위와 영광을 뜻한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와 인격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다(1:18; 14:9). 제자들은 본래 아버지의 소유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제자들의 이해와 순종은 아직 불완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 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며 아버지가 보내셨음을 믿었다(17:7–8). 요한복음에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독립적인 종교 창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17:9). 이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거나 그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제자들을 통해 세상이 믿도록 기도하신다(3:16–17; 17:21). 다만 이 순간에는 세상 속에 남겨질 자기 백성의 보존과 사명을 특별히 중보하신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며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은 서로에게 속한다(17:9–10).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심 (17:11–16)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고 자신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17:11). 제자들의 보존은 위험을 전혀 만나지 않게 하는 보호가 아니라, 세상의미움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 됨을 지키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동안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하나도 잃지 않았으며 유다의 멸망도 성경의 말씀을 성취했다(17:12; 시 41:9). 유다는 참된 신자였다가 구원을 잃은 예외가 아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도둑이며 배반할 자였지만, 사도의 직분 안에 포함되어 성경이 예언한 역할을 했다(6:64, 70–71; 12:6).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유다의 탐욕과 배반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하셨다(17:13). 세상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다(17:14).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달라고 기도하셨다(17:15).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피해 고립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진리와 거룩을 지키면서 세상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보냄받는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창조 세계와 일상의 책임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17:16). 그들의 근원과 충성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 달라는 기도는 박해와 고난 자체를 모두 제거해 달라는 기도보다, 그 가운데 믿음과 거룩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기도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 (17:17–19)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기도하셨다(17:17).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하여 사명에 드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성화는 막연한 종교적 열심이나 내면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 생각과 욕망과 행동을 새롭게 하신다(엡 5:26; 살후 2:13).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17:18). 거룩은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는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세상으로 보냄받는 구별이다. 진리 없는 사명은 세상을 닮게 되고, 사명 없는 거룩은 자기 보호에 머물기 쉽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자신을 그들을 위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17:19). 죄 없으신 예수님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다는 뜻이다. 제자들의 거룩은 예수님의 자기희생에 근거하며, 그분의 죽음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4D.3 장차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심 (17:20–23)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자신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17:20). 이후 모든 신자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는 오늘의 교회가 사도적 말씀인 성경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복음의 기초를 만들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보존하신 사도들의 증언에 뿌리를 둔다(15:26–27).

예수님은 모든 신자가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여 세상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17:21). 신자들의 하나 됨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한 본질적 하나 됨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의 진리와 사랑과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영적·관계적 연합이다.

이 하나 됨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일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받아 자신을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다(17:8, 17, 20). 따라서 진리를 희생한 외적 연합은 이 기도의 성취가 아니다. 그러나 교리적 차이를 핑계로 교만과 미움과 불필요한 분열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같은 복음과 주님께 속한 교회는 실제적인 사랑과 협력으로 이미 주어진 하나 됨을 드러내야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17:22).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본질이나 예배받을 영광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십자가로 순종하신 영광에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그들은 온전한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간다(17:23).

교회의 하나 됨은 세상에 전하는 증언과 연결된다. 세상은 신자들의 연합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으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17:23). 분열 없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만 복음이 참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진실성을 눈에 보이게 증언한다(13:34–35).

4D.4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심 (17:24–26)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17:24). 신자의 최종 소망은 단지 고통 없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14:3). 이 기도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살리시겠다는 약속과 연결된다(6:39–40). 신자의 영화와 영원한 안전은 아들의 중보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가 창세 전에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영광이다(17:24).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창조와 구원 역사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했다. 하나님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계시며, 은혜로 자기 백성을 그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키신다.

의로우신 아버지를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제자들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줄 알았다(17:25).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으며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하실 것이다(17:26).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 목적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17:26). 구원은 죄책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으로 자기 백성을 받아들이는 교제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됨을 드러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에 달려 있다.






4E. 예수님의 재판과 수난 (18:1–19:42)

4E.1 예수님이 체포되심 (18:1–11)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18:1). 다른 복음서들은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부른다.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모이셨으므로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18:2). 예수님은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올 것을 아시면서도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평소 가시던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억지로 찾아내어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스스로 그들을 맞으셨다.

공관복음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깊이 괴로워하며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다(마 26:36–46; 막 14:32–42; 눅 22:39–46). 요한은 그 기도를 반복하지 않고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괴로움을 보여 준 뒤(12:27; 13:21), 체포 장면에서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는 주권을 강조한다. 두 모습은 충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통을 실제로 겪으신 참사람이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및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갖추어 왔다(18:3). “군대”라는 말이 반드시 완전한 규모의 부대가 모두 왔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한 무장 인원이 동원되었음을 보여 준다. 세상의 빛을 붙잡으려고 등불을 들고 온 모습은 요한복음의 역설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 누구를 찾느냐고 먼저 물으셨다(18:4).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다(18:5). 헬라어로는 설명어 없는 에고 에이미, 곧 “내가 있다”이다. 문맥에서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는 자연스러운 대답이지만, 요한복음에서 반복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함께 울리게 한다(8:24, 28, 58; 13:19).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무리는 뒤로 물러나 땅에 엎어졌다(18:6). 이는 체포당하는 예수님이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와 권세를 드러내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찾는지 물으신 뒤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가게 두라고 명하셨다(18:7–8). 이는 아버지가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18:9; 6:39; 17:12). 당장은 제자들의 육체적 안전을 지키신 일이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선한 목자의 사역을 눈앞에 보여 준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는 순간에도 자기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셨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18:10). 그의 용기는 있어 보였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과 십자가의 길을 다시 오해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18:11). 구약에서 잔은 흔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낸다(사 51:17, 22; 렘 25:15).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받으신다. 그분에게는 저항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 주실 권세가 있었다(10:18; 마 26:53).

4E.2 안나스 앞에 서신 예수님 (18:12–14)

군인들과 지휘관과 유대인의 경비대는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다(18:12–13).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며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로마가 공식 대제사장을 교체한 뒤에도 그는 가문과 성전 체제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수님의 심문은 처음부터 종교적·정치적 권력이 결합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공관복음은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유대 재판과 거짓 증언,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을 더 자세히 기록한다(마 26:57–68; 막 14:53–65; 눅 22:66–71). 요한은 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공관복음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안나스의 예비 심문을 기록하고, 그 사이에 베드로의 부인을 교차시킨다. 이 배열은 진리를 공개적으로 증언하시는 예수님과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한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했던 사람이다(18:14; 11:49–52). 그는 정치적인 희생양을 만들려 했지만,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실 구원의 진리를 자신도 모르게 예언했다. 이제 죄 없으신 한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결박되신다.

4E.3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함 (18:15–18)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뜰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었다(18:15–16). 이 제자가 사랑받는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가 문지기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왔다.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18:17). 예수님은 무장한 무리 앞에서 “내가 그다”라고 자신을 밝히셨지만,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자신이 제자임을 부인했다. 앞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자신감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드러난다(13:37–38).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대가 숯불을 피우고 서서 몸을 녹였고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18:18). 요한이 숯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숯불 곁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과 연결된다(21:9). 베드로가 실패한 장소의 기억은 은혜로 새롭게 되는 장소와 이어질 것이다.

4E.4 안나스 앞에서신문받으심 (18:19–24)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18:19).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했으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다고 답하셨다(18:20). 이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비밀 결사나 숨은 반란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분의 가르침은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왜 자신에게 묻느냐며 들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자신이 한 말을 안다고 하셨다(18:21). 당시의 공정한 재판이라면 피고에게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게 하기보다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했다.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드러내셨다. 그러나 곁에 있던 경비대원 하나는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느냐며 예수님을 쳤다(18:22).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 말했으면 그 잘못을 증언하고, 바르게 말했으면 왜 치느냐고 물으셨다(18:23). 그분은 폭력으로 맞서거나 풀려나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다. 부당한 폭력을 조용히 받아들이셨지만 그것을 정의로운 일처럼 인정하지도 않으셨다. 안나스는 결박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18:24).

4E.5 베드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함 (18:25–27)

베드로가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다시 부인했다(18:25).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은 동산에서 그를 보지 않았느냐고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18:26).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고 곧 닭이 울었다(18:27). 예수님의 예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다(13:38).

예수님은 심문과 폭행 앞에서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했다. 그의 실패는 참된 신자가 결코 심각하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깨뜨린다. 그러나 그의 보존은 자신의 용기에 달려 있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다(눅 22:31–32; 요 21:15–19).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결심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4E.6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심 (18:28–19:16a)


종교적 정결을 지키며 예수님을 죽이려 함 (18:28–32)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으며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데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18:28). 세부적인 정결 규정은 지키면서 죄 없으신 메시아를 거짓 고발하여 죽이려 한 극심한 모순이다. 외적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무슨 고발을 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면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18:29–30). 구체적인 죄를 증명하기보다 자신들의 판결을 승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빌라도가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자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18:31).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 집행 권한은 총독에게 있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밝힌 말씀을 성취했다(18:32). 유대식 처형이 돌로 치는 것이었다면 로마의 처형은 십자가형이었다.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3:14; 12:32–33). 인간들의 정치적 절차와 악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경의 성취를 벗어나지 못했다.




진리를 증언하는 왕 (18:33–40)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다(18:33). 이 질문은 로마에 대한 반역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것이 빌라도 자신의 질문인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옮긴 것인지 물으셨다(18:34).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며 예수님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넘겼다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18:35).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셨다(18:36). 이는 예수님의 나라가 현실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마음속의 나라라는 뜻이 아니다. “속한다”는 말은 그 나라의 근원과 성격이 죄악된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일 그 나라가 세상의 방식에서 나왔다면 신하들이 무력으로 싸웠을 것이다.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십자가와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지만 폭력과 강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공관복음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인지 묻고 무리가 바라바를 선택한 일을 전하지만, 나라의 근원과 진리를 증언하는 왕에 관한 이 긴 대화는 요한이 특별히 기록한다(마 27:11–26; 막 15:2–15; 눅 23:2–25). 요한은 예수님의 왕권이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위에서 온 진리의 통치이며, 십자가가 바로 그 왕권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강조한다.

빌라도가 그러면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의 말을 인정하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셨다(18:37).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원한 왕이 역사 속에 태어나신 사건이며, 그분의 왕권은 진리의 증언으로 나타난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는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뜻이다(8:47; 10:27).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18:38). 그의 말이 냉소인지 정치인의 무관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진리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진리를 인정하는 지적 판단이 곧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은 아니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 주는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외쳤다(18:39–40). 바라바는 강도였으며 로마에 대한 폭력적인 반란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진리를 증언하는 참왕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을 선택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죄인이 풀려나는 장면은 곧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대속을 작은 모습으로 보여 준다.




죄 없으신 왕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19:1–16a)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19:1). 군인들은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하며 얼굴을 때렸다(19:2–3). 그들은 가짜 왕을 희롱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참왕 앞에 왕권의 표지를 놓았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 고통을 받으셨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두 번째로 선언했다(19:4). 예수님이 가시관과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자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19:5). 그의 의도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 동정을 얻거나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려는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의 독자는 그 모욕당한 사람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과 참된 인간, 고난받는 왕을 본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대는 예수님을 보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자신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세 번째로 말했다(19:6; 18:38).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므로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9:7; 레 24:16). 예수님의 신적 주장은 재판의 중심에 놓였지만, 그들은 표적과 말씀을 살피지 않고 신성 모독으로 단정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19:8–9).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언과 무죄를 선언할 책임이 주어졌으며, 진리를 더 알고 싶다는 질문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왔다(사 53:7).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자, 예수님은 위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 권세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하셨다(19:10–11). 로마 총독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는 그 권세를 정의롭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롬 13:1–4). 예수님을 넘긴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하신 것은 가야바와 지도자들이 더 많은 계시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무죄하다는 뜻은 아니다. 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그는 무죄한 사람을 넘긴 책임을 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지도자들은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19:12).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황제의 평가를 잃을까 두려워 진리를 버렸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또 하나의 모습이다(12:42–43).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을 깐 뜰의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며 제6시쯤이었다(19:13–14). 공관복음의 시간 표현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는 로마식·유대식 시간 계산과 대략적 기록 등 여러 설명이 제안되므로 지나치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 요한의 강조점은 유월절의 희생을 준비하는 때에 참된 유월절 어린양이 판결받고 있다는 데 있다.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자 그들은 없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묻자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19:14–15).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참왕이라고 고백해야 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이방 황제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들의 말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왕권을 버린 영적 배교를 드러낸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19:16).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났지만 정치적 두려움과 종교적 미움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생명을 빼앗긴 분이 아니다. 죄 없는 참왕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자발적으로 받고, 흠 없는 희생제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다(1:29; 10:18; 사 53:5–7).

4E.7 십자가에 못 박히심 (19:16b–30)




십자가를 지고 가신 유대인의 왕 (19:16b–22)

군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부르는 해골의 장소로 나가셨다(19:16–17). 공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강제로 동원된 일을 기록한다(마 27:32; 막 15:21; 눅 23:26). 두 기록은 모순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직접 지고 가셨으나 채찍질로 쇠약해진 뒤 시몬이 대신 지게 되었을 수 있다. 요한은 세부 경로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나아가신 모습을 통해 자발적인 순종을 계속 강조한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다(19:18). 죄 없으신 분이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처형되셨다(사 53:12). 공관복음은 십자가 위의 조롱, 어둠,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외침을 더 자세히 전한다(마 27:35–50; 막 15:24–37; 눅 23:33–46). 요한은 그 고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서도 말씀을 성취하고 자기 사람을 돌보며 사역을 완성하시는 왕의 주권에 초점을 둔다. 네 복음서의 강조를 함께 볼 때 십자가의 실제 고통과 자발적인 승리가 모두 드러난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십자가에 붙였다(19:19). 처형 장소가 성 가까이에 있었고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이 읽었다(19:20). 이 세 언어는 당시 유대의 종교와 로마의 정치와 넓은 문화권을 대표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선포될 왕권을 의도하지 않게 알리는 표지가 되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쓰라고 요구했다(19:21).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거절했다(19:22).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도자들에게 앙갚음하려는 뜻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구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참왕임을 증언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왕을 거부했지만 왕의 칭호는 십자가 위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성경을 성취하며 자기 사람을 돌보심 (19:23–27)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차지했다(19:23–24). 이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했다(시 22:18). 군인들은 아무 뜻 없이 관례대로 행동했지만, 그들의 행동까지 성경에 예언된 고난의 길을 이루었다. 성경의 성취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보여 준다.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19:25). 예수님은 어머니와 곁에 선 사랑받는 제자를 보시고 각각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다(19:26–27). “여자여”라는 호칭은 당시 무례한 표현이 아니며 가나에서도 사용하셨다(2:4).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장래를 돌보셨고 사랑받는 제자는 그때부터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장면은 마리아를 구원의 공동 중보자나 공동 구속자로 세우는 근거가 아니다. 구원을 이루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이다. 다만 십자가 아래에서 혈연을 넘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가족처럼 돌보는 새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1:12–13; 13:34–35).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




“다 이루었다” (19:28–30)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19:28). 그분의 목마름은 육신을 입으신 참사람으로서 겪으신 실제 고통이다. 동시에 의로운 고난자의 목마름과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다(시 22:15; 69:21).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목마름을 겪으셨다(4:14; 7:37–39).

사람들은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에서 해면을 적셔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19:29). 우슬초는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되었으므로 유월절의 배경을 떠올리게 한다(출 12:22). 다만 요한이 그 상징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식물의 세부만으로 지나친 의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참된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19:30). 이는 고통이 겨우 끝났다는 체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기신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승리의 선언이다(4:34; 17:4). 성경의 예언과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이 무언가를 보태야 완전해지는 미완성의 가능성이 아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충분하고 완전한 토대를 이루셨다(히 10:10–14).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영을 넘겨주셨다(19:30). 요한의 표현은 죽음이 그분을 억지로 굴복시킨 것보다,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 주셨음을 다시 보여 준다(10:17–18). 여기서 이 표현을 곧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셨다는 뜻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성령을 주시는 장면은 부활 후 분명히 기록된다(20:22).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4E.8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 (19:31–37)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다가오는 안식일은 유월절 기간의 큰 날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처형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재촉하고 시체를 치워 달라고 요청했다(19:31; 신 21:22–23).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절기의 규정과 땅의 정결을 지키려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모순이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19:32–33).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곧 피와 물이 나왔다(19:34).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죽으셨음을 분명히 한다.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거나 죽음이 겉모습뿐이었다는 해석은 본문의 목격 증언과 맞지 않는다.

피와 물의 의학적 설명에는 여러 견해가 있고, 요한이 정결과 생명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의도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겔 36:25–27; 슥 13:1). 그러나 먼저 강조할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며 목격자가 그것을 보았다는 점이다. 이 일을 본 사람이 증언했고 그의 증언은 참되며, 독자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19:35). 복음은 신화적인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증언에 근거한다.

이 일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을 성취했다(19:36). 이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시편과 유월절 어린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를 함께 떠올리게 한다(출 12:46; 민 9:12; 시 34:20). 예수님은 죄 없고 흠 없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셨다(1:29; 고전 5:7).

또 다른 성경은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말한다(19:37; 슥 12:10). 스가랴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애통할 날을 약속하신다. 예수님의 찔린 몸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정결과 구원의 근원이 된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과 신적 정체가 성경대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한다.

4E.9 예수님을 장사함 (19:38–42)

이 일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19:38).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공관복음은 그가 부유한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알려 준다(마 27:57; 막 15:43; 눅 23:50–51). 요한은 감추어진 제자였다는 점을 통해 두려움에서 공개적인 섬김으로 나아간 변화를 강조한다.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백 리트라, 곧 약 33kg이나 가져왔다(19:39; 3:1–2; 7:50–52). 이처럼 많은 향품은 왕에게 합당한 장례를 떠올리게 한다. 니고데모 역시 처음에는 밤에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뒤에는 공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으며,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공개적으로 행동한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의 최종 상태를 세밀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요한은 그가 점차 빛 가운데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 준다.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몸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19:40).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가까이에 동산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다(19:41). 준비일이라 시간이 촉박하고 무덤이 가까워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다(19:42). 예수님의 장례는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다시 확증하며, 새 무덤은 부활 뒤 다른 시신과 혼동할 가능성을 막는다.

공관복음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과 이를 지켜본 여인들, 마태복음은 경비병의 배치까지 기록한다(마 27:60–66; 막 15:46–47; 눅 23:53–55). 요한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 동산과 새 무덤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처형했지만 그분은 왕에게 합당한 향품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안장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왕은 죽음에 패배하여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4F. 예수님의 부활 (20:1–31)

4F.1 빈 무덤으로 간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20:1–9)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가 입구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20:1). 그는 곧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으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20:2). 빈 무덤을 보고 곧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신이 옮겨졌다고 판단했다. 부활 신앙은 제자들의 기대나 간절한 소망이 만들어 낸 결론이 아니었다.

공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은 여러 여인을 기록하지만, 요한은 이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마 28:1; 막 16:1; 눅 24:10). 마리아가 “우리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라고 복수로 말한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20:2).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여인과 장면을 선택하여 기록하지만, 첫날 아침 무덤이 비었고 여인들이 처음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중심 증언에서는 일치한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몸을 굽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뒤따라온 베드로는 곧바로 들어가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한곳에 개켜진 것을 보았다(20:3–7). 단정하게 남은 수의는 도둑이 급히 시신을 훔쳐 갔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나사로는 수의에 감긴 채 나왔지만(11:44), 예수님은 죽음의 옷을 뒤에 남기고 부활하셨다.

먼저 도착했던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20:8). 이것이 단지 마리아의 말처럼 시신이 사라졌음을 믿었다는 뜻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이어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한 점을 보면, 적어도 부활 신앙은 아직 온전한 성경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20:9; 시 16:10; 사 53:10–12). 빈 무덤과 수의는 중요한 증거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성경의 깨달음이 함께 필요했다.

4F.2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20:10–18)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20:10–11).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의 머리 편과 발 편에 앉아 있었다(20:12). 공관복음은 천사의 수와 묘사에서 각 장면의 초점을 달리하지만, 천사들이 빈 무덤의 의미를 알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언했다는 점은 같다. 한 천사를 강조한 기록은 다른 천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묻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을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20:13). 그는 뒤로 돌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20:14). 눈물과 예상 밖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부활하신 몸의 변화와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 주셔야 하는 필요도 있었을 수 있다. 본문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왜 울며 누구를 찾는지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여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20:15).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그는 돌아서서 “랍오니”, 곧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20:16).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씀이 이 만남에서 살아난다(10:3–4, 27). 마리아는 자기 통찰로 부활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인적으로 불러 주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시며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20:17). 이는 부활하신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고 도마에게도 손을 대어 보라고 하신다(마 28:9; 요 20:27). 마리아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곁에 계속 모시려 하지 말고, 승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이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며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셨다(20:17).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신자의 자녀 됨은 동일하지 않다. 예수님은 본래 영원한 아들이시고 신자는 그분 안에서 은혜로 입양된다(1:12–18).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했다(20:18).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증언이 낮게 평가되기 쉬웠던 여인을 첫 증인 가운데 하나로 세우셨다. 그러나 부활의 공적 증언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이어지는 사도들의 만남과 여러 증언을 통해 확증된다(고전 15:3–8).

4F.3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20:19–23)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20:19). 잠긴 문 가운데 나타나신 일은 부활하신 몸이 죽기 전 상태로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갔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몸이 없는 영이 되셨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몸으로 살아나셨다(20:20; 눅 24:39–43).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20:20).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보실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16:22).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지 않고 다시 “평안”을 선언하셨다(20:21). 이 평안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과 부활의 승리에 근거한다(14:27; 롬 5:1).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20:21). 부활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위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명으로 이어진다(17:18).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속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낮아져 섬기고 진리를 증언하며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그분의 보내심을 따른다. 이 명령은 먼저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교회 전체가 이어받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개인의 선택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주신 공동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다(20:22).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와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새 창조를 떠올리게 한다(창 2:7; 겔 37:9–10).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과 사명을 위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관계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이 장면을 오순절을 미리 보여 주는 상징적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실제로 받았지만 오순절에 세계적 증언을 위한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요한복음 20장이 오순절을 불필요하게 만들거나 사도행전과 충돌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본문의 중심은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오며 교회의 사명이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데 있다(Carson, John 20:22–23).

예수님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20:23). 이는 사도나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만들어 내거나 거부할 절대 권한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때,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권위 있게 선언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음을 경고한다(3:18, 36; 마 16:19; 18:18). 권세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복음에 있으며 반드시 사도적 말씀에 묶여 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의 만남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각각 강조한다(마 28:16–20; 눅 24:46–49). 요한은 예루살렘의 잠긴 방에서 평안·파송·성령·죄 사함을 하나로 묶는다. 표현은 다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중심은 같다.

4F.4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심 (20:24–29)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20:24).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그는 못 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으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 도마만 유난히 이성적이고 다른 제자들은 증거 없이 쉽게 믿은 것이 아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상처를 보여 주셨을 때 기뻐했다(20:8–9, 20). 도마의 문제는 동료들의 일치된 증언 앞에서도 자신이 정한 조건을 내세운 데 있었다.

여드레 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다시 평안을 선언하셨다(20:26). 예수님은 도마가 전에 말한 것을 들으신 것처럼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명하셨다(20:27). 예수님이 실제로 만졌는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말씀만으로 도마의 불신앙은 무너졌다.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20:28). 이는 놀라서 하나님을 향해 외친 감탄사가 아니라 눈앞의 예수님께 직접 드린 고백이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고(1:1), 이제 한 제자의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한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다. 그분은 성부와 구별되는 분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한 부활의 주님이다.

예수님은 도마가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시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20:29). 이는 증거나 역사적 사실 없이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믿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이후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지만, 성령께서 보존하신 사도들의 목격 증언을 듣고 믿는다(20:30–31; 롬 10:17; 벧전 1:8). 예수님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반복하여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믿음을 불가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증인들의 신뢰할 만한 말씀을 통해 믿도록 하신 것이다(행 10:40–41).

4F.5 결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0:30–31)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20:30).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빠짐없이 기록하려 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 표적과 말씀을 선택했다. 기록된 표적은 놀라운 능력 자체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독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어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20:31). “믿게 하려 한다”는 동사의 사본 형태에 따라 처음 믿게 한다는 뜻과 계속 믿게 한다는 뜻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있다. 그러나 두 목적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이미 믿는 사람이 시험 속에서도 계속 믿도록 굳게 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뜻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와 하나이며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지신 독특한 아들이심을 뜻한다(1:34, 49; 5:18–26; 10:30–38; 11:27). 도마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단지 특별한 인간 왕을 뜻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받으시는 영원한 성자다(20:28).

생명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 바꾸거나 두려움 때문에 숨기는 태도가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1:12; 6:15; 12:42). 이 믿음도 성령께서 위로부터 새 생명을 주고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에서 나온다(1:13; 3:3–8; 9:39). 보지 않고 믿는 오늘의 독자는 사도적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다.






V. 결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21:1–25)


5.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심 (21:1–25)

5.1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심 (21:1–14)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21:1).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21:2). 마태복음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일을 기록하지만(마 28:16–20), 요한은 그 가운데 바닷가에서 있었던 한 만남을 자세히 전한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21:3). 이 일을 곧바로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옛 직업으로 완전히 돌아간 배교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를 위해 익숙한 일을 했을 수 있다. 다만 밤새 수고하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는, 처음 부름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사명도 열매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눅 5:4–11; 요 15:5).

날이 밝아 올 때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인 줄 알지 못했다(21:4). 예수님은 다정하게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이 없다고 답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 그대로 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었다(21:5–6).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와 실패를 아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는 먼저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았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며 작은 배로 육지에 왔다(21:7–8). 사랑받는 제자는 알아보는 데 빠르고 베드로는 행동하는 데 빨랐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졌지만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과 일꾼으로 사용된다.

육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21:9).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아 온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셨다(21:10). 주님은 그들의 수고 없이도 식사를 준비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이 주신 결실을 가져와 함께 나누게 하셨다. 교회의 사역도 주님이 먼저 준비하고 공급하시지만 제자들의 순종과 수고를 사용하신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지만 그렇게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21:11). 153이라는 숫자에 온갖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해석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를 본문이 분명히 확증하지 않는다. 실제로 세어 기억한 풍성한 어획량일 가능성이 크다. 많은 물고기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은 적어도 주님의 공급이 풍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초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으므로 누구냐고 감히 묻지 않았다(21:12).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셨다(21:13). 이 식사는 성찬의 정식 집례라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제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돌보셨음을 보여 준다. 선한 목자는 곧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명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제자들을 먹이셨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라고 말한다(21:14). 이는 모든 부활 현현을 세 번으로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제자 집단을 향한 나타나심을 세는 표현이다(20:19, 26). 부활은 한순간의 환상이나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여러 장소와 때에 제자들이 반복해서 만난 역사적 사건이다.

5.2 예수님과 베드로 (21:15–19)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15–17)

아침 식사 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21:15). “이 사람들보다”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뜻인지, 이 사람들과 고기잡이의 삶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뜻인지 문법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카슨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모두 넘어져도 자신은 넘어지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일을 배경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뜻을 선호한다(마 26:33; Carson, John 21:15). 어느 해석을 택하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자랑을 되돌아보게 하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물으신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비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했다(21:15). 그는 전처럼 자기 충성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모두 아시는 주님의 지식에 호소했다. 예수님은 첫 대답부터 “내 어린양들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셨다. 완벽함을 증명한 뒤에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를 은혜로 회복하여 맡기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시고 “내 양들을 돌보라”고 명하셨으며, 세 번째로 묻자 베드로는 근심했다(21:16–17).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떠올리게 한다(18:17, 25–27). 이는 세 번의 말로 죄값을 갚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무너진 베드로를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과 사명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실패를 모른 척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베드로의 마지막 정체로 두지 않으셨다.

이 대화에는 “사랑하다”를 뜻하는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번갈아 사용된다. 두 단어의 차이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높은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낮은 사랑만 고백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수준을 낮추셨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두 동사를 여러 곳에서 서로 바꾸어 사용하며, 이 단락에서도 “먹이라”와 “돌보라”, “어린양”과 “양” 같은 표현을 다양하게 반복한다. 카슨과 모리스가 지적하듯 두 사랑 동사에 단계적인 신학적 차이를 부여하기보다 세 번 반복된 질문과 회복에 초점을 두는 편이 자연스럽다(Carson, John 21:15–17; Morris, John 21:15–17).

예수님은 매번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셨다(21:15–17). 양들은 베드로나 교회 지도자의 소유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양이다(10:11, 27–29). 목양은 사람을 자기 영향력 아래 묶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보호하며 그분을 따르게 하는 섬김이다. 베드로의 주님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돌보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베드로 (21:18–19)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띠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1:18). 요한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가리킨다고 해설한다(21:19).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 베드로의 죽음이 십자가형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기 교회 전승도 그가 순교했다고 전한다. 다만 본문의 핵심은 처형 방식의 세부보다 한때 죽음을 두려워해 부인한 베드로가 끝에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데 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뒤 “나를 따르라”고 다시 부르셨다(21:19). 처음 갈릴리에서 주셨던 부르심이 실패 이후 다시 울린다(마 4:19).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장담했을 때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회복은 과거의 자리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새 출발이다.

5.3 예수님과 사랑받는 제자 (21:20–24)

베드로는 뒤따르는 사랑받는 제자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21:20–21). 이 제자는 식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배반자가 누구인지 물었던 사람이다(13:23–25). 베드로의 질문은 동료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예고된 어려운 길과 다른 제자의 길을 비교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원하더라도 그것이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냐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21:22). 각 제자의 사명과 고난의 길은 주님이 정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나 형편을 비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놓치기 쉽다. 베드로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제자의미래가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일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기를 원한다 해도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을 뿐이다(21:23). 요한은 예수님의 실제 말씀과 공동체에 퍼진 해석을 구별하여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는다. 경건한 기대라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 단정하면 오류가 된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고 결론짓는다(21:24). 이는 요한복음이 이름 없는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랑받는 제자의 증언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저자와 그의 증언을 알고 인정한 공동체 또는 편집적 확인을 포함해 여러 견해가 있다. 세부를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서가 목격자의 참된 증언으로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주장은 분명하다.

5.4 예수님의 위대하심 (21:25)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으며 하나씩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21:25). 이는 책의 물리적 분량을 계산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의도적인 과장 표현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담은 전기가 아니라, 독자가 믿고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참된 증언이다(20:30–31).

복음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시작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이른다(1:1; 20:28).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을 소유하고 주시는 주님이다(1:29, 41; 5:26; 11:25).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실패한 제자를 회복하여 양을 돌보고 세상에 증언하도록 보내신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름은 처음부터 제시된 목적과 같다.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왕으로 바꾸지 말고, 사도적 증언이 밝히는 그대로 그분을 믿어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 그분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생명을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한다(1:12–13; 3:3–8; 10:27).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찾아와 먹이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신약 역사서·사도행전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신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두 권으로 기록한 연속 역사다. 첫 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죽음·부활·승천을, 둘째 권은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초기 교회의 역사를 다룬다(눅 1:1-4; 행 1:1-8).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서 바울과 여러 교회가 어떤 역사 속에서 등장했는지 보여 주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적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경로를 설명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누가는 장소·여행·관리의 직함·재판과 항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 단락으로 자신이 일부 여행의 동행자였음을 나타낸다(16:10-17; 20:5–21:18; 27:1–28:16). 사도행전은 정확한 역사 서술이면서 동시에 설교·기도·회의·기적과 성령의 인도를 선택적으로 배열한 신학적 역사다. 모든 사도와 교회의 모든 지역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신뢰성을 약화하지 않는다. 목적은 데오빌로와 교회가 복음의 역사적 기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기독교 신앙이 정치 반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에 대한 증언임을 알게 하는 데 있다(대럴 벅, 『사도행전』; 카슨·무, 『신약 개론』).




3. 전체 흐름

누가–행전 전체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시작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중심 전환점으로 삼고, 성령을 받은 증인들의 선교로 이어진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한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말씀이 제국의 중심 로마에서 막힘없이 선포되는 장면으로 열린 결말을 맺는다. 이 흐름은 지리적 확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약속의 확장을 보여 준다(사 49:6; 눅 24:44-49; 행 13:46-47).




4. 핵심 신학

누가–행전은 약속과 성취, 성령과 기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긍휼, 재물의 청지기직, 증언과 박해를 한 흐름으로 묶는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을 잇고, 기도는 중요한 구속사적 전환과 사역의 결정마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에게 이르지만 죄 사함과 회개를 생략한 사회적 포용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초기 공동체의 나눔과 다민족적 연합은 성령이 만드신 새 언약 백성의 표지이며, 교회 내부의 죄와 갈등을 숨기지 않는 기록은 선교의 주체가 이상화된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5. 그리스도와 복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의 뜻을 이루신다(눅 4:18-21; 19:10; 24:25-27). 사도행전의 증언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높아져 성령을 부어 주시는 주이심을 밝힌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대신하는 별도 계획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이 약속하신 구원을 열방에 적용하시는 계속되는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모으고, 서로 낯선 사람들을 한 식탁과 한 성령 안의 공동체로 세우신다.




6. 읽는 방법

역사 서술에서 ‘일어난 일’과 ‘모든 교회에 명령된 일’을 구분하려면 반복되는 서술, 사도들의 해석, 누가–행전의 약속과 성취, 신약 서신의 명시적 교훈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오순절과 복음이 새 집단에 처음 이르는 장면은 반복 가능한 체험 순서보다 한 교회의 형성을 보여 주는 전환 사건이다(롬 8:9; 고전 12:13; 싱클레어 퍼거슨, 『성령』). 또한 베드로와 바울을 서로 경쟁하는 두 기독교의 대표자로 나누지 말고, 설교와 회의와 성령의 동일한 증언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로 읽어야 한다. 개별 사건은 이런 정경적 기준과 해당 본문 문맥을 함께 살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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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성경 해설


사도행전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자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를 잇는 신약의 역사서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을 전한다면, 사도행전은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장하시는 일을 보여 준다(1:1-8).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중심 주인공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2. 책명

‘사도행전’이라는 명칭은 초기 교회가 붙인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에서 왔다. 그러나 이 책은 열두 사도 전체의 행적을 고르게 기록하지 않고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다룬다. 따라서 이 제목은 사도들의 완전한 전기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 받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된 역사를 가리킨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동역자 누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두 책은 모두 데오빌로에게 헌정되며 문체와 신학, 사건의 연결이 일치한다. 사도행전의 일부에 나타나는 ‘우리’ 서술은 저자가 바울의 여행에 동행한 목격자였음을 뒷받침한다(16:10-17; 20:5–21:18; 27:1–28:16). 기록 연대는 바울의 로마 구금으로 끝나는 점을 근거로 주후 60년대 초로 보거나, 누가복음의 연대와 저술 목적을 고려해 그 이후로 보기도 한다. 정확한 연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책은 초대교회의 실제 인물과 장소와 재판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바울의 로마 사역까지 약 30년 동안 복음이 유대 땅에서 지중해 세계로 확장된 역사를 다룬다. 누가는 데오빌로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기원과 복음의 정당성을 알도록 기록했다. 교회는 로마에 대한 정치 반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공동체이며, 이방인의 회심도 사도적 복음을 훼손한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도에 따른 성취임을 보여 준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사도행전 1:8은 책의 지리적·신학적 흐름을 제시한다.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의 증언이 먼저 나오고(1–7장), 박해를 계기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며 에티오피아 내시와 사울과 고넬료에게 이른다(8–12장). 이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인한다(13–15장). 바울의 선교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16–21장), 체포와 재판과 항해 끝에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열린 결말에 도달한다(22–28장).




6. 핵심 주제와 신학

성령과 말씀과 증언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다. 성령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복음을 만들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반복되는 설교는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높이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한다. 누가는 교회의 성장을 단순한 숫자나 조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퍼지는 것으로 묘사한다(6:7; 12:24; 19:20).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며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누었다(2:42-47; 4:32-35). 이 나눔은 사유 재산을 강제로 폐지한 획일적 경제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낳으신 자발적 사랑과 청지기적 책임이다(5:4). 교회는 거룩한 이상 공동체로만 묘사되지 않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헬라파 과부의 소외, 마술과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는 유혹, 지도자 사이의 갈등도 기록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사명을 이어 가신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구속사적 사건이며,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윗의 자손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결과다(2:16-36).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열방의 복과 선지자들의 이방 구원 약속에 따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간다. 고넬료 사건과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됨을 확증한다(10–11장; 15:7-11).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덧붙여진 별개의 체험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선물이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승천과 연결된 단회적 구속사 사건이며, 믿는 자는 회심 후 별도의 성령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순절의 열매에 참여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집과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도 동일한 두 단계 체험의 반복 공식이라기보다, 복음이 새로운 집단에 이르며 그들도 한 교회에 속했음을 사도적으로 확증한 전환점으로 읽어야 한다(싱클레어 퍼거슨, 『성령』).




8. 그리스도와 복음

사도행전의 복음은 예수님의 모범이나 교회의 성장 기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는 소식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며, 회개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약속한다(2:36-39; 4:12).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박해자 사울을 만나 사도로 부르시고, 자기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증인들과 함께하신다. 복음의 전진은 교회의 영웅적 능력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사역이다.




9. 읽는 방법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오늘의 교회가 그대로 반복해야 할 규범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오순절, 사마리아인의 성령 수여,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이 새 경계를 넘어가는 단회적 구속사적 전환점인 동시에, 성령께서 모든 신자를 한 교회로 부르신다는 진리를 보여 준다. 무엇이 시대를 초월한 교훈인지 판단할 때는 사도들의 명시적 가르침과 반복되는 교회의 특징, 신약 서신의 교훈을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을 경쟁하는 두 복음의 대표자로 나누지 말고, 동일한 주와 성령과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증언한 사도로 읽어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사도행전 서론; 대럴 벅, 『사도행전』; I. 하워드 마샬, 『사도행전』; 존 스토트, 『사도행전 강해』; F. F. 브루스, 『사도행전』; 싱클레어 퍼거슨, 『성령』;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사도행전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사도행전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성령의 임재와 예루살렘 교회(1:1-2:47)


1. 서문(1:1-5)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질의 책이 여러 부분(책들)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분마다 간결한 서문을 제공했다.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명령과 부활의 실제,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강조함으로써 사도행전의 무대를 준비한다.

1:1-2 데오빌로(‘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실제 인물이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눅 1:3-각하)였으며 아마도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자였을 것이다. 책을 특정인에게 헌정하는 것은 당시 문학세계에서 흔한 형태였다. 누가는 그에게 기독교의 근원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글을 쓰고자 한다. 첫 번째 책(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에 대해서 썼다. 제자들은 이미 사도들로 임명되었다(눅 6:13).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택함 받은 자를 가리키는 용어로써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14:14)를 제외하고 항상 열두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1:3-5 예수님께서는 고난(죽음) 후에 자신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cf. 눅 4:43) 가르치시며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성령의 세례, cf. 사 32:15, 욜 2:28, 눅 3:16)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눅 24:49)




2. 예수님의 승천(1:6-11)

본 단락은 승천 자체보다 그때에 무엇이 말해졌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

1:6-8 ‘그러므로’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수립(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눅 19:11)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민족주의적, 정치적, 현세적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단호히 거부하신다(cf. 막 13:32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왕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특히 지상 위에 나타났다… 왕권이 몰락하고 민족의 독립이 끝장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상에서 충만한 형태로 계시되기로 작정된 것이었다(참조. 단 2:44, 7:13~14).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 나중 개념을 견지해야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현시인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재림)와 더불어 일어난다.” (F. F. 브루스, 1988)

제자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에 관한 명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세 가지 선교 방향에 관한 내용상의 기본 목록표를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리차드 롱게네커, 1984)

1:9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가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다.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세상에 속한 용어들과 범주들로서는 묘사될 수 없기에 상징적인 그림 언어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히 발생한 사건들의 실제성 혹은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건들이 단순히 문자적 묘사를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하워드 마샬, 1980)

“이처럼 몸소 공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다음에는 그의 사도들에 의해 성령을 통해 행해지는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이 뒤따른다. 게다가 그 두 사역을 가르는 분기점은 예수님의 승천이었다. 승천은 누가의 첫 번째 책을 종결 짓고 그의 두 번째 책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종결 짓고 그의 천상 사역을 개시했다.”(존 스토트, 1994)

1:10-11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늘 주시하고 있었을까? ‘흰 옷 입은 두 사람’(눅 24:4, cf. 신 19:15-증인)의 대답은 은연 중에 그들을 꾸짖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과업이 이미 주어졌다.




3.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1:12-14)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1:12-14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1.2km 이내) 감람산(베다니 앞-눅 24:50)에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11제자들(눅 6:14-16)과 여자들(눅 8:2-3, 24:10),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4:24 한마음으로) 그 기도에 힘쓰면서(=6:4) 있었다(과거미완료).




4. 열두 번째 사도(1:15-26)

본 단락은 ‘그 날들에’ 가룟 유다를 대신 할 사도를 뽑는 내용이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삽입처럼 느껴질 수 있다.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누가는 이 부분을 ‘증인으로서의 사명 성취’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부여한다. “열둘 전부는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와 같기 때문이며, 사도들을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표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F. F. 브루스, 1988)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보좌에 앉을 것으로 기대되었다(눅 9:1-6, 22:28-30). 그 숫자를 채우는 일은 아마도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업은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되었을 것이다.”(마샬)

“제자들의 요점은 열둘의 숫자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롭게 된, 남은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대럴 벅, 2007년)

1:15 유대법에 따르면 공회(council)를 가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남자 120명이었다. 누가는 예수 공동체 유대적 관점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규모였음을 언급한다. 누가가 기독교 공동체를 사회-정치적으로 변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16-17 베드로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발언한다.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의 ‘봉사/섬김/사역’([디아코니아]=눅 10:40)을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20절)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한다.

1:18-19 본 절은 유다의 죽음과 관련하여 회자되던 것을 기록한 것으로 베드로의 연설의 일부가 아니며 삽입된 내용이다. 이 기록은 마태의 설명(마 27:5-8, 목 매어 자살)과 다소 차이를 보이나 얼마든지 조화의 가능성이 있다. 롱게네커는 누가가 배신자 유다의 참담한 운명을 묘사하기 위해 유다의 죽음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본다.

1:19-20 17절에 이어서 두 개의 시편 구절(69:25, 109:8)을 인용한다. 첫 번째 인용에서 ‘그들의’를 의도적으로 ‘그의’로 바꾼다. 결국, 유다의 ‘불의의 삯’으로 산 땅은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다(마 27:7). 두 번째의 인용은 그의 자리를 채우는 일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도의 교체의 필요성은 유다의 ‘배신’에 근거한다.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그리고 그 후 사도들의 죽음 후에도) 교회는 대체할 사도를 뽑거나 계승하지 않았다.

1:21-22 새롭게 뽑히게 될 사도의 자격과 그 역할의 목적을 제시한다. 그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까지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해왔던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교회의 사명)할 사람이어야 한다. 공동체로서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1:23-26 형제들은 사밧의 아들, 요셉(라틴어 이름으로 유스도)과 맛디아를 추천하였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세웠다. 그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봉사[디아코니아]와 사도직 대신할 자’를 보여 달라고 주님(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제비의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학자는 맛디아를 선택한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주님이 직접 선택한 사도는 바울이었다고 주장한다. 브루스는 이러한 견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324년)는 맛디아가 70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전하며, 후기의 전통은 그가 에디오피아에 선교사로 갔다고 전한다.




5. 성령을 부어 주시다(2:1-13)

2:1 오순절(칠칠절/맥추절)에 제자들(120명?-1:15)은 한 집에 모였다. 기도하기 위해?(cf.1:14) 유월절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듯이 당시 오순절은 노아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갱신과 연계되어 있었다(희년서 6장). ‘오순절’[펜테코스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날이 유월절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50 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레 23:16).

2:2-4 그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프뉴마]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 실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바람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다.’(마샬) 그리고 불의 혀들[글로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cf. 출 24:17).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핌플리미]=4:8, 13:9, 눅 1:15).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눅 3:16) 그리고 성령이 공개적으로 말하게(=14절)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글로사]로 말하기 시작했다. 8절에 의하면 그들이 말한 다른 언어(지방어/방언)들은 ‘사람의 언어들’이었다.

사도행전에서 ‘충만’으로 불리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1:5, 11:16), ‘부어 주시는 것’(2:17, 10:45), ‘받는 것’(10:47)으로 불린다… 내용이 방식보다 더 중요하며, 매개체는 메시지가 아니다.

2:5-13 ‘경건한 유대인들’은 천하 ‘모든 민족으로부터’ 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모여든다. 아마도 제자들은 집 밖으로 나왔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성전 뜰이었을 것이다.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을 통해 각기 자기들의 언어[디알렉토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란다. 큰 충격적인 사건임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소동하여-6, 놀라 신기하게 여겨-7, 어찌 됨이냐-8, 다 놀라며 당황하여 어찌 된 일이냐-12절)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라 하며 조롱하였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대인/메대인/엘람인/메소보다미아-로마제국의 동쪽(이란), 주로 아람어 사용, 유대, 갑바도기아/본도/아시아/브루기아/밤빌리아-소아시아(터키) 지역,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마의 서쪽 지역, 로마-BC 2세기에도 유대인식민지가 있었으며 1세기에는 약 5만명의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다-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아라비아인들이었다(9-11절, cf. 브루스의 주석).

“방언, 또는 다른 어떤 무아경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사실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일 수는 없다. 현재의 경우에, 무아지경에서 하는 발언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mighty) 일’이었고(11절), 이 발언들이 선포된 언어의 범위는 누가가 성령의 강림을 복음의 전 세계적인 선포를 위한 준비로서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브루스)

“그것[방언]은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연합을 상징했다… 초대 교부들 이래로, 주석가들은 오순절의 복을 바벨 탑의 저주가 계획적으로 또 극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았다.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들은 혼잡하게 되었고 민족들은 흩어졌다. 예루살렘에서 언어의 장벽은 초자연적으로 극복되었다.”(스토트)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령의 부어지심’의 특별한 역사(‘부흥’)는 계속 될 수 있는가? 존 스토트는 이러한 논쟁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의 비교에 대해서도 스토트의 주석을 참고하라).

“오순절은 첫 번째 ‘종교 부홍’이라고 일컬어졌으며, 이 말은 옳다.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색다른 하나님의 방문 중 하나-그 방문에서 전체 공동체는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를 바로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인식하게 된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현상들뿐만 아니라,(2절 이하), 죄에 대한 깊은 자각(37절), 삼천 명의 회심자(41 절) 그리고 널리 퍼진 두려운 마음(43절)들은 모두 ‘부흥’의 표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거나(‘이것도 부흥이다’는 식)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통상적으로 체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을 예외적인 사건의 범주로 분류해 버리는(‘부흥은 없다’는 식)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바람과 불은 변칙적인 것이었으며, 아마도 방언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생명과 기쁨, 교제와 예배, 자유와 담대함과 권능은 변칙적인 것이 아니었다.”(스토트)




6.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다(2:14-42)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목격하는 이 현상이 구약 예언(성령의 부어주심)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께 소급시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언의 성취이며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죄 용서와 성령의 은사를 위해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2:14-15 베드로는 대변인으로서 주의를 집중시키며 공개적으로 말한다(=4절). 첫마디는 술취했다는 조롱에 대한 반박이었다.

2:16-21 요엘서의 예언(욜 2:28-32, 칠십인역)을 인용하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암시한다. 인용에는 여러 작은 수정들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수정은 요엘서의 ‘그 후에’가 ‘말세에’(17절)로 바뀐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19절도 변형을 보여주는데 ‘땅의 징조’가 지금의 방언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기사’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의 어두움(눅 23:44)를 가리킬 것이다(마샬, 브루스).

2:22-24 베드로는 인용한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가 누구인지를 유대식으로 강해하기 시작한다. 그 ‘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으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청중 중 많은 사람은 아마도 유월절 전-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려 일어난 일들을 목격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죽였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정하신 계획’과 ‘아신 바’) 안에 있었다(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큰 권능, 표적, 기사가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사실임을 전제하며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그저 선포하고 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2:25-28 이번에는 다윗의 글(시 16:8-11, 칠십인역)을 인용하며 왜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지를 설명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디아프소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2:29-31 인용한 시편의 글이 다윗 자신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적용됨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어서 매장지가 지금까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음부([하데스], 히 [스올])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 알고 미리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던 것이다.

2:32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그 ‘거룩한 자’(메시아)이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한다.

2:33-35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 손으로 들어 올려지셨다. 이 또한, 예언 된 것이다(34-35절, 시 110:1).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예수님의 승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엡 4:8, cf. 시 68:18)

2:36 청중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었다.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 온 사람들’(10절)이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강조하고 이 일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함)와 그리스도로 선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언을 따라 부활하시고 은사를 나눠주신 것이다.

2:37-38 베드로의 정곡을 찌르는 말(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란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찌해야 할지를 묻는다. 이에 베드로는 (1) 회개하고 (2) ‘죄의 용서함’으로[에이스]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한다(cf. 3:19). 회개는 마음의 변화(방향의 전환)을 가리키며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하여 받는 것이다. 세례는 믿음의 표현이다(cf. 20:21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에피]’라는 표현은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충성(allegiance)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전달한다(마샬). 회개하고 ‘용서의 징표’로써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카이] ‘성령의 선물(단수)’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선물들은 긴밀히 연계되는데, 세례가 외적 상징이라면 내적 정화를 성취하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다.”(마샬) “성령을 받는 것은 세례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표현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조건으로 한다.”(브루스)

2:39 ‘성령의 선물’의 약속(33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cf. 욜 2:32). 즉 이 약속은 세대를 초월하며 민족(지역)을 초월한다(cf. 사 57:19). 종종 본 구절이 유아세례(‘너희 자녀’)의 근거구절로 인용되나 문맥과 동떨어진 해석이다(마샬).

2:40-42 40절은 위의 베드로의 설교(연설)가 실제 전해진 말의 일부임을 알게 해 준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여러 근거로 증언했으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삼천명이었다(cf. 최근 연구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6만에서 12만까지 본다-페르난도). 그들은 ①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과 ② 교제/나눔[코이노니아]와 ③ 떡을 뗌(성찬)과 ④ 기도들에 힘썼다(=1:14, 2:46, 6:4).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다-역사적 사건으로서(그들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성경에 의해 해석된), 그리고 현대적 메시지로서(사람들에게 결단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과 교리와 복음으로서 말해야 할 똑같은 책임을 지니고있다.”(스토트)




7. 초기 교회의 삶에 대한 요약(2:43-47)

누가가 외교가로서(서론을 보라) 정치-사회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본 단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단락은 4장(32-37절)과 5장(12-16절)에도 나타나며 앞의 내용들의 요약과 결론을 보여 준다.

2:43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듯이(22절) 사도들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사도들의 가르침(42절)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살전 1:5)

2:44-46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하며 공동의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cf. 4:32-37). 사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생활’은 쿰란공동체(에세네파)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전히 오늘날의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아야 하며(요일 3:16-17) 초대교회의 기록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cf. 5:12-솔로몬 행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카트 오이콘]” 떡을 떼면서(분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성찬). 그들은 성전 뜰에서 혹은 어느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은 임시적이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부터 카타콤에 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2:47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분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가운데(분사) 주님(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계속 더하셨다.






II. 교회와 유대 당국자들(3:1-5:42)

3장의 베드로의 치유 사건과 설교를 시작으로 5장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의 증언이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5:41-42). 누가는 이러한 박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언’(눅 6:22, 26, 12:11, 21:12)의 성취라고 본다.


1.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치유(3:1-10)

베드로의 치유 사건은 2:43의 한 예로서, 복음서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통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3:1 ‘제 구시 기도 시간’은 저녁(3시) 희생제사 시간을 가리킨다.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2:46) 하루 두 번의 공적인 희생제사 때에 드려지는 공적인 기도회(9시, 3시)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해질 무렵에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었다(브루스, ).

3:2-3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다. 미문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통하는 동쪽 문(Nicanor Gate)일 것이다(요세푸스).

3:4-8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돈만 주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우리를 보라’ 그의 기대는 더 커졌다(5절).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기도하고 뛰기도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치유할 목적으로 말을 건넸다.

3:9-10 그 치유받은 사람은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 보았을 것이며 그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던 이유는 그들이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사 35:6)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11)




2. 베드로가 그 사건을 설명하다(3:11-26)

3:11-12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다. 베드로는 대답하였다. 아마도 그들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인냐?”라고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영웅(‘경건한 능력자’ 혹은 메시아)으로 주목하였을 것이다. 베드로는 2장에서와같이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기회를 붙잡아 복음을 전한다.

3:13-15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에 관해 말한다. 그들은 어쩌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겠지만 베드로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으며 그들이 거절하고 내어 죽게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한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라고 밝힌다(16절).

사도들(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출 3:6, 15)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 cf. 사 52:13)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했고/부인했고(=눅 22:57), ‘생명의 주/창시자/근원자’이신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주([아르케고스]=히 12:2)는 헬라 도시를 세웠거나 보호하는 자, 족속의 대표나 군대의 사사(구약), 또는 길을 인도하는 지휘관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이다. 또한, 때때로 헤라클레스와 같은 헬라의 신적 영웅들에게도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생명의 길(부활)을 개척한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다(IVP 배경주석).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빌라도와 대조한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고 놓아주기로 했었음’을 강조한다. 누가는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의 창시자가 결백했음을 강조한다.

3:16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낫게 하였다’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만약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믿음을 의미한다면 자신의 ‘능력과 경건’(12절)을 과시하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는 언제 그 믿음을 행사했는가? (요한복음 5:8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명령으로 그 병을 치유하셨다.)

3:17-19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들의 씻음/지워짐을 받으라고 말한다. 구약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죄 사함 방법을 설명한다(cf. 레 5장, 민 15장).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롬 9:3) 자기 민족을 아끼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일까?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예정되었던 것이었다고 위로한다(18절).

3:20-21 베드로는 죄 씻음과 ‘주님 앞에서 휴식의/한숨을 돌리는 때’가 오는 것을 위하여(1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된/임명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위하여[호포스] 회개하라고 명령한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회개’를 통해 메시아의 시대(‘모든 것의 회복/성취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조셉 피츠마이어는 이것이 기존 유대주의적 메시아 기대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 해석이라고 본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를 통해(그날 회개한 사람은 오천명이었다-4:4)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다(cf. 브루스, IVP 배경주석).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했다. (롱게네커는 이러한 베드로의 회개 요청이 ‘남은 자의 신학’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한다.)

3:22-26 베드로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먼저는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신 18:15-19)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참된) 이스라엘에서부터 끊겨질 것이라(레 23:29)는 암시를 준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상기시키며 아브라함의 씨(단수-갈 3:16)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한다. 바로 그 씨가 그 ‘종’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두 번째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한다.




3.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4:1-22)

4:1-4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제사장적 서열로는 대제사장 다음 2인자)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곁에 섰다. 그들은 (특별히 사두개인들-눅 20:27이하)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의 수가 오천명이나 되었다(마샬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25,000 ~ 250,000까지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사두개파는 레위지파 출신의 ‘주요 제사장’ 가문들이 속해있었던 당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지도자들로서 로마에 협조적이었고, 메시아의 시대가 마카비 기간에 시작되었다고 믿음으로 더 이상 ‘인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롱게네커).

4:5-6 다음날 관리들(24명), 장로들(24명), 서기관들(22명)이 모였다(이 무리는 산헤드린-이스라엘 최고 법원-을 구성하는 70명의 사람들이다. 당시 산헤드린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롱게네커). 관리들은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을 일컬으며 장로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로 대부분 사두개파적 입장을 견지하는 귀족 가문들이었다. 반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다.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승(AD 18-36)하였으나 여전히 실권을 잡고 있었으며(눅 3:2, 요 18:12 이하), 요한은 AD 37년에 대제사장이 된 요나단과 동일인물일 수 있고(베자사본, 서방본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4:7 심문이 시작된다. “너희가 무슨 능력[뒤나미스]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cf. 눅 20:1-2)

4:8-12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담대히 할 말을 하고 있다(성취-눅 12:11, 21:14). 그는 먼저 애매한 질문을 분명하게 재진술하면서 대답을 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된 것이냐를 묻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엔],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다.” 베드로는 단순히 질문에 답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다.

베드로는 앞에서 두 번의 설교에서 분명하게 지적한 것처럼(2:23-24, 3:15) 여기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음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음(높이 세우셨음)을 강조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11절, cf. 시 118:22)

베드로는 질문과 연관하여 ‘이름’을 강조한다. 이 사람이 나은 것(구원)은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앞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확실히 증거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다윗도, 모세도 아닌) 예수님을 높이셨다.

4:13-14 공회원들은 놀랐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사도가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며(브루스), 평범한 사람(평신도)[이디오테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말을 더욱 증명하는 것이었다(cf. 요 7:15). 그리고 그 능력의 증거인 치유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있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었다. 공회원들도 분명히 그들의 기적이 이전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과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cf. 16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눅 21:15)

4:15-22 공회는 이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은밀히 회의하기 위해 사도들을 나가 있도록 한다(스토트는 누가가 은밀한 회의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후에 가말리엘을 통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대답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19-20절) 그들의 답변이 강력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자들이 지금 동일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이) 그들이 실제로 목격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공회는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에게 더 이상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더 위협한 후 놓아주었다(21절, cf. 예레미야스는 이것이 유대 율법이 요구하는 절차로서 먼저 증인들 앞에 ‘죄에 대해’ 경고 한 후 그것이 반복 되었을 때에 처벌 할 수 있었다[5:28, 40]고 말한다).




4. 제자들이 추가적인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다(4:23-31)

4:23-24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서 동료들(friends)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것을 다 알렸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일을 위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느꼈고 그렇게 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현재의 박해와 위협에 대한 의견이 갈리지 않았으며 다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들의 기도는 창조하신 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님/주권자시여Sovereign Lord[데스포테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당신이여(2인칭),” 이 호칭[데스포타]은 히브리 성경에서 유래한 아주 오래된 예배 의전적 언어다(출 20:11, 느 9:6, 시 146:6, 사 42:5).

4:25-28 기도는 시편 2편을 인용-적용하며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핍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어리석은 일임을 담대히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예언 되었던 일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당신께서(2인칭) 기름부으신 예수를 거스려 당신의(2인칭) 손과 계획을 이루려고”

4:29-30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있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힘주심을 기도한다. “주님[퀴리오스], 지금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종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기도제목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나 위협의 무력화가 아니었다! 도리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치유의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구했다(응답-5:12). 이 기도는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복음전파, 증인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는지와 그 일을 위해 ‘표적들과 기사들’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막 16:2)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행 14:3)

4:31 모인 곳이 흔들렸고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미완료). 제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도응답을 경험했다.




5. 초기 교회의 삶의 추가적 요약(4:32-37)

31절의 이야기는 5:12절에서 이어진다. 본문(4:32-37)과 5장 1-11절은 삽입처럼 들어가 있다. 본문은 2:43-47절의 요약과 평행을 이룬다.

4: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영혼[프쉬케]이 되었다. 마샬은 그들이 주께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결합되었음을 강조한다고 본다(cf. 대상 12:38).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리하여 묘사된 두 가지 특징들이 하나님의 사랑(혹은 헌신)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명령에 폭넓게 상응한다.”(마샬)

4:33-35 32절의 소유를 통용하는 일의 근본 원인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사도들은 큰 능력[뒤나미스]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했다(미완료). 모든 사람 앞에 큰 은혜가 계속 있었다(미완료).’ 밭과 집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돈을 내놓았으며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는데 이는 신명기(15:4)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롱게네커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남은 자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물론 모든 사람이 소유를 판 것은 아니었으며(12:12) 어떤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았다는 말도 아니다(칼빈). 또한, 그것이 강요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쿰란 공동체는 그러했다).

사도들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능력의 증언’과 물건 통용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능력을 통해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을 것이다. 그 사실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욱 관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고자 했다. “[큰 권능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새로운 생활의 능력, 곧 자기 소유를 나누어서 다른 이들의 궁핍함을 채워 주는 가운데 명백히 나타난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이해하여야만 할 것이다.”(롱게네커)

4:36-37 바나바의 사례는 앞 구절과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어준다. 34-35절의 한 예로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위로/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으며(포로기 때부터 이미 레위인도 땅을 소유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장(24절)에서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된다.




6.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5:1-11)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초인적 통찰력을 지니고 저주의 선포하는 자로 그리며 그들의 죽음이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급작스럽고 잔인하다는 차원에서 종종 전설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당시의 배경(특히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5:1-2 ‘그러나’는 4장 마지막 부분의 바나바의 모범과의 대조를 강조한다. 아나니아는 소유(부동산)를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빼돌리고([노스피조]=딛 2:10) 나머지 돈을 (전부인양)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발 앞에 놓았다’는 말은 그 돈을 개인의 선물로서가 아닌 위탁으로 공적으로 바쳤다는 뜻이다.

5:3-4 베드로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을 감췄다[노스피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감히 너로 이런 일을 하게 하다’라는 셈어적 관용구로 볼 수 있다(마샬). 스토트는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외부 세력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의 거짓됨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아나니아는 소유를 파는 일과 판 금액을 바치는 일에 자신의 임의 대로 할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성령을 속인 일이다. 즉 아나니아는 그 금액이 땅 값의 전체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나니아는]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지만, 공동체를 속이려고 할 때 그는 사실상 성령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 공동체를 만들어냈으며, 그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지탱 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었고,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류의 큰 적대자의 부추김을 받아 한 거짓말이었다.”(브루스)

롱게네커는 본 사건과 구약 여리고 성 정복 전쟁에서의 아간 사건을 비교하며(3절의 ‘감추다’[노스피조]는 단어는 여호수아서 7:1[칠십인역]에 사용된 단어이다) ‘가나안 정복’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시작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본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위해 유보된 새 시대의 능력의 온전한 표현의 전형적인 사례다.”(페르난도)

5:5-6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정죄를 듣자 (즉시로-서방본문) 엎드려져 죽었다(혼이 떠났다). 거짓이 드러나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말(선언)이 능력을 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cf. 10절, 베드로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일어났던 결과를 생각나게 한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하였다(cf. 11절, 한편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육체적인 죽음을 폐지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브루스). 베드로의 권위가 섰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그를 장사지냈다.

5:7 짧은 시간에 장사를 지냈다는 사실과 그 아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로 인하여 비평가들은 이 이야기를 허구로 여긴다. 그러나 세 시간은 장사 지낸 후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별한 죽음으로 죽은 이 사건에 정식 장례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5:8-11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물어본다. 그러나 삽비라는 값의 얼마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2절) 동일하게 거짓말을 한다(브루스는 삽비라가 아나니아에게 속임수를 제안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베드로는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며 ‘사형 선고’를 한다. 삽비라는 그의 말에 능력으로 죽는다. 삽비라도 남편 옆에 장사되고 온 교회/회중([에클레시아]=19:32, 39)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cf. 5절).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베드로의 인격도 아니고,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당연한 벌도 아니다.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에 함축되어 있는 준엄하고 실제적인 의미와 더불어,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임재의 현실이다.”




7. 교회의 계속적 성장(5:12-16)

5:12-13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도 표적들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는 4장 30절의 기도가 응답됨을 보여 준다. 표적들과 기사들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과 감히 연합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계속하여) 칭송하였다(미완료).

5:14-16 표적들과 기사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 표적들과 기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15-16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사람들은 ‘미신적인’ 기대로 베드로의 치유를 바랬으며 예루살렘 부근까지도 그 소문이 퍼졌고, 치유 받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이 ‘모두’ 치유를 받았다. 스토트는 그림자가 ‘덮다’[에피스키아조]라는 동사가 누가복음(1:35, 9:34)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는 것에 대해 말 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8. 사도들의 두 번째 체포(5:17-42)

5:17-18 산헤드린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주도적으로 사도들을 반대했다(4:1).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13:45) 사도들을 잡아 ‘공중 감옥’에 가두었다.

5:19-21a 밤에 ‘주의 사자’[앙겔로스 퀴리우]가 옥문을 열고(고대세계에 유사한 사례의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끌어 내며 명령했다.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들[흐레마]을 모두 백성들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

5:21b-26 이 사실을 모르는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도리어 옥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사도들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하며 계속 심히 당황해 하였다(=2:12). 후에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이 함께 사도들을 잡아 오기는 했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강제로 하지 못했다.

5:27-28 대제사장들은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는 것을 금했던 것(4:18)을 언급하며 사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채웠다고 말한다. 정작 대제사장들이 우려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로 믿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회개를 했지만(2:37) 이 제사장들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더욱 강퍅해진다.

5:29-32 사도들의 대답은 분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cf. 4:19).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한 대가를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치루어야 할 몫이다.”(마샬)

30-31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네 번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치자/창시자(=3:15)와 구원자’로 높이신 이유(목적)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도들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왕권을 행사하시는지를 보여 준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개로 부르시고,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 전체가 이 두 가지 속에 담겨 있다는것을 안다.”(칼빈)

이 진리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앞 부분의 말(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을 싫어하는 자들은 끝내 그 복음을 듣기를 거부한다.

사도들은 이 일에 증인이며 성령도 증인이시다. 성령님(칼빈은 여기서 성령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지적한다-갈 3:2)은 하나님(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도들이 복음 증거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표적과 기사로, 담대함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5:33-40 공회원들은 복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 사도들을 채찍질(‘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고후 11:24) 한 후 예수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줬다(40절). 가말리엘의 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어차피 무너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일 ‘약 사백명을 이끌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 사건 때에 있었다. 드다와 유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브루스의 주석을 참고하라.) 그런데 만약 이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건 어차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려 하는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바리새파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수였지만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던 터라, 당시 가장 위대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사울의 스승-22:3, 힐렐의 수제자? 손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리새파는 대중적인 헬레니즘의 경향을 반대하고 율법에 대한 공부와 강해와 실천에 전심전력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여왕 살로매(BC 76-67년)의 통치 기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를 차지했으며 AC 1세기에는 그 숫자가 대략 6천명에 달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 가운데 커다란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율법의 대중적 강해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약 시대에 주요한 바리새 학파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였다(브루스).

5:41-42 사도들은 그렇게 풀려 났으며 계속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업신여김을 받는 것/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기쁘게 여겼다. 이러한 핍박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 예견되었었다(눅 12:11-12, 21:12-19).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하였느니라.”(눅 6:22-23)

사도들과 신자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들의 두 번째 재판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다. 공회는 사도들을 정죄하고 벌을 내렸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죄 받았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사건(6-7장)을 마지막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8:1)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III.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다(6:1-9:31)

III.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다 (6:1-9:31)

세 번째의 큰 단락 속에서 헬라어권(헬라파) 유대인들의 수적 증가와 스데반의 순교(6-7장), 사마리아까지의 교회 확장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회심(8장), 사울의 소명(9장)까지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누가는 어떻게 이방선교의 기초가 놓였는지 설명한다.


1. 일곱 사람의 임명(6:1-7)

6:1 ‘헬라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교회의 수적 증가와 함께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눠지고 긴장관계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방 본문에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물품을 나누어 주었으므로’라고 추가되어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IVP배경주석 참고) 누구의 잘못인가? 이들은 모두 성령충만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들 아니었는가?(cf. 4:32-35)

마샬은 ‘헬라파’는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로 자신들의 언어로 분리되어 예배를 드렸을 것이며, ‘히브리파’(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헬라어를 알았을 것이라고 본다. 헬라파는 아람어를 약간 알거나 전혀 몰랐을 것이나, 성전과의 결속과 유대적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히브리파보다 혼합주의적 경향에 더 열려 있었다(마샬). 결국, 이러한 경향이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원동력이 된다(스데반과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6:2-4 ‘열두 사도’는 ‘모든/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탁들을 섬기는[디아코네오] 일로’ 말씀을 버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 일을 맡길 사람 일곱을 택하라(기본의미는 ‘돌보다’ ‘찾다’)고 ‘명령’한다. ‘식탁’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또는 (더 개연성 있게) 음식을 사도록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일곱은 ‘사회복지사’로 묘사될 수 있다(브루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구제사역에만 제한되지 않았다.일곱 사람을 뽑는 일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결정한바를 알리는 것이다. 그 자격은 칭찬받는/증명된(=딤전 5:10),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들은 행정에 능하고, 매우 민감한 인간의 감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했다.”(브루스)

이제/그러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사역/봉사[디아코니아]에 힘쓸 것이다. ‘식탁 봉사’는 ‘말씀 봉사’에 비해 낮은 수준의 봉사가 아니며(마샬) 열등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스토트). 이들은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이며 둘 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자격으로 요구한다.

6:5-6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으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임명했다(cf. 신 1:13). (레온 모리스는 안수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회중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도의 계승’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일곱 명의 이름은 모두 헬라적이다. 사도들은 언어적으로 소외받는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스토트는 렌스키의 말에 동의하며 두 그룹에서 균형있게 뽑혔을 것이라고 한다). 스데반과 빌립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앞으로 이들의 활약이 대두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 명 중에 유대교로 입교한(=2:10)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있었다. (브로고로는 5세기 외경인 ‘요한의 행전’에서 니코메디아의 주교, 안디옥에서 순교한 자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니골라당’은 니골라의 이름에서 끌어온 것이 분명하다[이레니우스]. 그러나 동명이인일 수 있다.)

6:7 누가는 일곱 지도자들의 임명과 연관하여 교회의 수적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장하였다(미완료).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이는 교회성장에 대한 요약적 표현 여섯 개 중의 첫 번째의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였다(당시 약 18,000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마샬). 믿는 자들과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많은 제사장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예루살렘을 동요시켰을 것이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많은 신자들과 성전 질서를 묶는 연대감이 강화될 것을 의미했다.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포기했다는 암시는 없다.”(브루스)

브루스는 평범한 제사장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부유한 주요 제사장들'과는 달리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주장(성전 질서가 대체되었다는 주장)은 제사장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2. 스데반에 대한 논쟁(6:8-15)

6:8 제사장들의 개종이 ‘히브리파’ 가운데 사역의 확장이라면, 이제 스데반은 ‘헬라파’ 사이에서의 사역을 보여 준다. 스데반은 은혜(비잔틴 본문은 ‘믿음’)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된다. 그가 행한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다(2:43, 5:12). 아마도 그와 사도들 사이의 평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마샬). 스데반의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물려받은 것인가? 아니면 안수 전부터(3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브루스와 롱게네커는 여기서 ‘은혜’란 말의 사용에 의해 의도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매력’ 또는 ‘활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 [‘카리스’]의 가능한 의미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너무도 많이 영향을 주게 해서 자신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브루스).

6:9 그러나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다. 그들은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의 회당과 길리기아인들, 아시아인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자유민들’은 로마의 포로들이었다가 자유가 승인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브루스와 같은 학자는 하나의 회당을, 다른 학자는 3~5개의 회당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회당을 형성하는 일은 자연스러웠다. 회당은 남성 열 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었다-마샬). 스데반의 사역 대상이 여러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복음전파의 확장성을 암시한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스데반의 사역을 이방 선교에 대한 서론으로 다룬다는 점이다.”(브루스)

6:10-11 스데반이 지혜(눅 21:15)와 성령(눅 12:12)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6:12-14 그들은 무리와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대부분 바리새파)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웠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다시 한번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브루스는 ‘거짓 증인들’이라고 불린 이유는 기독교회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에 맞서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했다기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관습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충실 했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거스른다는 증언은 그들을 자극했을 것이다.

또한, 대제사장 파당은 이번에는 대중의 반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 대한 위협이 그들의 종교적 감정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경제생활은 성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브루스).

6:15 그리고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응시할 때에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을 모두가 보았다. 15절은 삽입 구절이다. 거짓 증인들의 말 뒤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다(7:1). 그리고 스데반은 긴 대답(연설)을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앞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상태(7:55)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묘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결과로 그에게 부여된 영광의 어떤 면을 반영한다(출 34:29). 그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을 신원해 주신 결과[이다].”(마샬)

스토트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같이 빛났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사역’을 승인하신 것처럼(출 34:29 이하)과 그에 대한 스데반의 해석을 승인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3. 스데반이 법정에서 행한 연설(7:1-53)

본 연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두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브루스, 마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원자(요셉, 모세)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배척하였다. 유대인들은 장막과 성전을 가졌으나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전에 머무셨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 연설은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한다(마샬).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제기된 공격들(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6:13)에 대해 변명한다. 자신을 율법에 대한 수호자로 밝히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태도를 정당화한다. 구약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메시아, 참된 예배)에 순종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이 전향하도록 시도한다.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를 통해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연설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마샬). 실제로 스데반에 의해 말해진 긴 연설일지라도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의 계획에 맞추어 편집 작업을 했다. 사도 바울의 연설의 맥락과 유사성을 가진다(13:16-23, 17:24) 연설 안에 헬라적 유대교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는데 이는 스데반의 사고 안에서 놀라운 것이 아니다. 독특한 것은 성전에 대한 비판적 태도인데 이는 당시 교회 안에서 아람어를 말하는 그룹에 의해 공유된 견해가 아니었다(cf. 21: 23-26, 25:8). 이러한 제시 문체(style of presentation)은 구약 역사에도 유사한 낭송 선례가 있다(시 78, 105, 106, 107). 모형론적 언어를 통하여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평행을 시사하며 기독교적 전망이 전체에 스며 들어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연설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정당화될 수 없다.

7:1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가야바)은 거짓 증인들의 주장(6:13-14)에 대해 스데반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변호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자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성전에 급진적 견해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논증한다.

7:2-8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데반은 단도직입적으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한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형식이다.) 메소보다미아는 헬라적 용례에서 바벨론(갈대아 사람의 땅)을 포함하는 보다 큰 지역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은 우르(Ur)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킬 수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란(창 12:1)에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cf. 창 15:7, 느 9:7). 팔레스틴 유대전승은 이스라엘 땅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했다(IVP배경주석).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넘어 임재하시고 계시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는 스데반이 (누가가 따르는 70인경 외에 다른) 다른 이독(variant) 전승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창세기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에 죽었다고 한다[창 11:26, 32].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는 75세라고 말한다[창 12:4]. 그러나 스데반은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고 전하는 창세기의 사마리아 판본을 따른다. 브루스는 ‘사마리아 오경’이 당시 대중적인 팔레스타인 본문이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주지는 않으셨고 도리어 400년동안(cf. 출 12:40, 갈 3:17, 430년) 타지에서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창 15:1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 삼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성취되기 전에) 이에 대한 보증으로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7:9-16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지를 보여주며 또한, ‘우리의 조상들’(12, 15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를 반대했는지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원하셨는 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셨으며 건져내주시고 세우셨다(9-10절).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야곱과 온 친족 75명(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의 단편 히브리어 본문을 따른다)은 을 청하여 이집트에서 살고 모두 거기서 죽었다. 그러나 후에 야곱은 그의 믿음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다(스데반의 설명이 구약성경의 내용과 상이해 보인다. 창 33:18-19은 아브라함이 아닌 야곱이 세겜 땅을 샀다고 언급하며 야곱의 매장지는 세겜이 아닌 헤브론이 었다-50:13. 그러나 이는 가나안 땅 매입에 대한 ‘압축적/총괄적’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브루스, 스토트. IVP배경주석은 스데반이 사마리아 전승을 따라 사마리아 땅-세겜의 영예를 높이고 있다고 본다).

7:17-43 모세와 이스라엘의 거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이 많아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태어나는 남아들을 다 죽이게 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왕궁에서 길러져 ‘말들과 행동들에 능하였다[뒤나토스]’(눅 24:19, 예수님에 대한 표현). 나이 40이 되어(당시 랍비들의 의견)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23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25절). “누가는 의심할 바 없이 그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여기에서(스데반의 청자들이 그 요점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싱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들인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평행을 보게 되길 기대했을 수 있다(7:52).”(마샬)

모세의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너를 관리/통치자(=계 1:5)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는 거절의 말을 듣는다(27절, 출 2:14). 그 후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고 다시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구속자로서 보내셨’다(35절). 이는 베드로의 통일된 설교 주제인 ‘너희가 그를 거절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요점과 맥락을 같이한다(cf. 2:32, 36, ‘이 예수’, 눅 24:21 ‘구속하는 자’). 브루스는 모세의 ‘두 번째’ 출현에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로’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와같이)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도 이와 같으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말했었다(36-37절). 누가는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연결점을 보여주길 원한다.

스데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총회’(히-카할, 헬-엨클레시아, 신 18:16)라고 칭하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른다(38절). 그는 이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거절했다고 강조한다(39절, cf. 35절). 그 후 조상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41절, cf. 48절-‘손으로 지은 곳’).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천군(=눅 2:13, cf. 신 4:19 천체)’를 예배하는 일에 내버려 두셨다(42절).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죄목이었다(cf. 왕상 12:28, 왕하 10:29, 호 8:4-6).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다(아모스 5:25-27의 칠십인역을 변형하여 인용함). (아모스 5:26의 ‘너희 왕 식굿’을 ‘몰렉의 장막’으로 언어유희함, ’식굿과 기윤’, ‘레판’은 토성을 지칭한다-브루스)

7:44-50 장막과 성전에 관련하여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던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은 것으로 다윗 때까지 있었다. 성전은 다윗이 청원하였고(시 132:4-5) 솔로몬이 지었다. 일부 학자들은 스데반이 (이동성이 있는) 장막을 긍정하고 성전 지은 것을 부정적으로 그린다고 여기나 스데반의 요점은 어느 것이든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갖혀 계신 분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48절). 스데반은 이사야서 66:1-2을 인용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스데반과 그의 동료 헬라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암시된 성전 질서의 중단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들의 ‘히브리’ 형제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복음의 초민족적이고 우주적인 범위를 인식함에 있어서도 더 멀리 내다 보았던 것 같다.”(브루스)

브루스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데반이 누가의 견해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해하신 것과’ 다른 급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나의 논지가 그의 변론의 첫 부분을 꿰뚫고 흐르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제 한되지 않는 순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의 연설 중 핵심 주장들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교적인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2절), 하나님은 요셉이 심지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9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오셨으며 그럼으로써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30, 33절),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48절)이다.

그렇다면 성경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건물도 그분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일 그분께 이 땅에 어떤 집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거하시는 그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분은 엄숙한 언약에 의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분도 역시 계신다.”(스토트)

누가는 스데반의 이 연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강림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이제 지역적/민족적 한계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7:51-53 이제 스데반은 현재 청중들의 죄를 지적한다. “목이 곧고(출 33:3)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레 26:41, 신 10:16, 렘 4:4, 6:10),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사 63:10). ‘너희의’ 조상들이 오실 ‘의인’(=3:14)을 예언한 자들을 죽였다면 너희는 배신자이며 살인자들이다!” 이제 스데반은 ‘우리의’ 조상에서 ‘너희의’ 조상으로 용어를 바꿈으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구분한다. 결국,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인)를 계시한 (천사가 전해준-갈 3:19, 히 2:2)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천사보다 크신(cf. 히 1:4)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듣지 않고 거절한 자들이었다.




4. 스데반의 죽음(7:54-8:1a)

7:54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공회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그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다(cf. 5:33). 이를 가는 행위는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다(cf. 시 35:16, 눅 13:28).

7:55-56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그 사람의 아들)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에 대해서는 브루스는 여러 가지 해석을 제공한다. ① 별 의미 없다. 우편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다(C. H. Dodd) ②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통치자와 심판자로 일하실 것이다(William Kelly) ③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셨다(Bengel) ④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미리 본 것이다. 파루시아를 준비하면서 일어나셨다(Huw Pari Owen) ⑤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 증인 또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서 계시다(Bruce)

그러면서 브루스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제공한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이, 성전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면서도 만족스럽게 열렸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것은 또한, 성취의 시간이 도달했다는 사실과, 배타주의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인자의 주권은 모든 민족과 종족을 차별 없이 포용한다. 예수의 지배 아래에서는, 다른 그룹들을 배제하고 한 그룹에만 종교적 특권이 부여되는 제도가 설 자리는 없다.”

7:57-58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신성모독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60절) 귀를 막았다. 그들의 행동은 충동적이고 즉각적이었다. 그들은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cf. 유대인의 사형방식, 레 24:14-15). 이 과정에서 공적인 선고와 법적 절차가 나타나지 않으며(그러나 브루스는 ‘증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법적 집행으로 사형이 수행되었음을 확신하며, 로마가 성전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 한해서만 총독의 허락없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단지 증인을 대표하는 청년/젊은 남자(보통 14세, 또는 21세에서 28세), 사울 앞에 사람들이 의복을 두는 일만 있었다(유대법은 죄인을 죽이기 전 먼저 옷을 벗긴다. 그러나 여기서는 증인들이 옷을 벗는다). 사울은 아마도 길리기아 사람들의 회당에 참석했었을 것이다(cf. 6:9).

7:59-60 스데반은 부르짖었다(=25:21, 호소하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브루스는 이 표현을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호소로 본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57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머물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잠들었다. 누가는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음을 강조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34, 46)

사실, 당시 투석형에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요구받는다(“나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해주소서”). 그러나 스데반은 저들에게 죄가 있음을 말하며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구한 것이다.




5.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8:1-3)

8:1 스데반이 순교한 그 날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시골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사도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마샬은 그 박해가 주로 스데반의 반대자들에 의해 일어났으며 스데반의 그룹(동료)들을 향하였다고 추론한다. 브루스는 예루살렘 교회가 AD 66년 유대인들이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사도들과 함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는 “누가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말의 지도자들로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모습 기운데서 신학적인 적합성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8:2 (박해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당시 공개처형 당한 자를 위해 애도하는 것은 유대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 운다는 것은 소망과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8:3 사울은 이제 열심으로(빌 3:6)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한다(갈 1:13).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옥에 넘긴다.




6.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확산되다(8:4-25)

8:4-8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빌립의 말을 따랐다(주의를 집중했다). 그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기 때문이다. 빌립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을 고쳤다. 빌립의 표적은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을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8절) 이 표현이 복음(말)에 대한 반응으로 기뻐한 것인지, 치유의 기적으로 인해 기뻐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누가는 그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긍정적인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

8:9-13 이제 빌립이 전도할 때 일어났던 한 사건(마술사 시몬)을 이야기한다. 시몬은 후대의 글에 영지주의의 주창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인지를 확증할 방법은 없다. 본문은 시몬이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며 스스로 ‘큰 자’라 불렸으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며 신격화했다(‘하나님의 능력’이라-10절)고 말한다. 시몬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로 사람들이 (‘빌립을’-여격) 믿고 세례를 받으니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빌립을 좇아 다녔고(=힘쓰다-6:4)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 행함을 보며 놀랐다.

8:14-17 베드로와 요한(그는 한 때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기 원했던 자였다-눅 9:54)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냄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했다(cf. 10:44-48 물세례 전 성령세례를 받음, 19:1-6 ‘요한의 세례’ ‘성령의 오심’). 사도들이 안수 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은 그 전에 성령의 역사 없이 믿었다는 것인가?(cf. 요 7:39) 혹은 성령의 내적 사역과 별도로 ‘외적’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인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한 ‘성령이 내리신 일/떨어짐([에피핍토]=10:44)’(16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본문은 ‘성령을 받는 일’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가? (cf. 19:6)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와 믿음, 세례와 성령의 임재, 그리고 방언과의 시간적 연관성을 생각할 때에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키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도리어 사건의 흐름 속에서 강조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본 단락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와 하나되는 과정과 확증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됨을 보여 준다. 마샬은 제임스 던의 주장(사마리아인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기 전에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음)을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강림 시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온전히 병합된 것을 볼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기까지 성령 주시기를 보류하고 있었다.”

브루스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한 성령 체험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언급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의경우, 예루살렘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외부인으로 경멸을 당하는 데 익숙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어떤 특별한 증거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8:18-24 사건의 강조는 여기에 있다. 문제는 시몬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마치 사람이 ‘마술적’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시몬의 악한 동기를 간파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10절)으로 불렸던 것처럼 이제도 ‘성령의 임재’의 놀라운 일을 자신의 손 안에 넣고 싶어한다.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하며 ‘저주 선포’(?)를 한다(20-21절). 이 ‘도’(말씀)에 관계/부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정죄인 듯하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구할 것을 명령한다.

23절의 표현은 큰 어려움을 말하는 히브리어 관용표현으로 ‘독이 들고 쓴 열매를 맺게 되는 뿌리’의 위 험성을 말하는 신명기29:18을 반영한다(마샬). 24절의 시몬의 반응은 참 회개를 나타내는가? 후대의 전설은 시몬을 기독교의 반대자와 최고의 이단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 자료들의 신빙성을 의미하며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본다.

8:25 본 절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짧은 평가를 제시한다. 빌립으로 인하여 사도들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들도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사마리아 전도에 있어서 특별히 ‘안수’를 통한 성령세례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소유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해 주는 표적’(브루스)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만들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의) 하나됨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7. 한 에디오피아 사람의 회심(8:26-40)

8:26-28 ‘주의 사자/천사’(=5:29)가 빌립에게 명령한다. ‘너는 일어나 나가!’ ‘남쪽으로 향하여’는 문자적으로 ‘정오에’(=22:6)이다. 만약 ‘정오에’ 가라는 명령이었다면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광야 길, 목적을 모름). 빌립은 천사의 말대로 순종했고 예비된 사람(에디오피아 내시)을 만난다. 그 내시는 에디오피아(구약의 구수, 지금의 수단) 여왕 ‘간다게’(칭호)의 모든 재산을 맡은 ‘관리인’(주권자/통치자, 하나님께도 사용됨-딤전 6:15)이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표현(cf. 요 12:20)과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볼 때에 그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인지는 불확실하다. 유대 율법으로 내시(고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신 23:1).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고자와 이방인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사 56:3-8)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됨을 은연 중에 보여 준다.

8:29-35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다. “이 수레/병거로 가까이 가라!”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그 내시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시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시는 지도를 받기 원하여 빌립을 초청하고 빌립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은 이사야 53장 7-8절의 말씀이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시는 본문의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 지를 물었고, 빌립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이 이전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복음전도)와는 다른 패턴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최소한 그는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8:36-38 아마도 빌립은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믿음과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행 2:38) 그러기에 내시는 ‘물’을 보았을 때에 세례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빌립은 세례를 베푼다.

사본적 증거는 약하지만 (약 2세기에 편집된 것으로 여겨지는) 서방 본문에는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

8:39-40 서방 본문은 ‘주의 영이 내시에게 임했고, 주의 천사가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읽는다.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갔다. ‘기쁨/희락’은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 cf. 롬 14:17). 이레니우스(AD 130~200)는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4세기 이전의 에디오피아(누비아) 교회에 대한 기록은 없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셨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은 마치 성령님이 빌립을 ‘취하여’ 아소도에 ‘갖다 놓으셨다’는 느낌은 준다. 누가는 성령님께서 강력히 복음 전도사역에 개입하고 계시며 사람을 사용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부터 ‘모든/각’(강조적 표현) 성/도시들을 다니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온다.)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한 것 같다(그는 약 20년 후의 일을 기록하는 21장 8절에 다시 등장한다).




8. 바울의 회심과 소명(9:1-19a)

바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의 이방선교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롬 11:13, 갈 2:8). 그는 소명을 받은 직후 다메섹으로 갔고, 그다음에 아라비아를 방문한 후,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갈 1:16-17). 바울의 회심 사건은 후에 바울 자신의 입으로 두 번에 걸쳐 다시 소개되기도 한다(22:3-16, 26:4-18).

9:1-2 바울(바울이라는 이름은 13:7에 처음 등장하지만 편의상 이 이름으로 통일한다)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 그들을 잡아 옥에 넘기고(8:1, 3) 죽이기까지 하였다(22:4, 26:10).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살기’가 더욱 심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오기 위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26:12) 다메섹(외국성-26:11, 당시 Nabatean Arabs의 수도)까지 간다. 그 당시 여전히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망명자 소환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브루스). 다메섹은 중요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만약 그 길의 사람들을 찾으면’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cf. 16:17 ‘구원의 길’ 18:25 ‘주의 길’).

9:3-6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정오 즈음-22:6)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들을 비췄다(26:13). 그는 엎드린 채로(능동태, 분사형) 히브리어로 하는 말을 들었다.

<바울의 회심 장면 비교>

“그리하여 환상의 효과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함으로써 그는 지금 하늘의 지위를 획득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신원되시고 지지 받으신 분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마샬)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는가?(cf. 27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고전 9:1)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8)

9:7-9 동행한 사람들은 목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들도 빛을 보았고(22:9, 26:14) 땅에 엎드러졌다(26:14) 그러나 22장 9절에 의하면 그들은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바울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동안 먹지 않았다.

9:10-16 주[예수님]께서(cf. 17절) 환상([호라마]=10:17) 중에 아나니아(경건한 유대인-22:12)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신다. 바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하라는 것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바울의 행위와 목적을 이야기 함으로써(13-14절) 예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선뜻 순종하겠다는 대답은 회피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15-16절) 그러니 가라는 것이다. 칼빈은 ‘택한 그릇’은 뛰어난 종을 의미한다고 덧붙인다.

9:17-19a 이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는 바울을 “형제”라고 부른다. 그는 안수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했다(기도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즉시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으며 금식을 멈췄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중 한 명을 보내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심으로 최근까지 오만방자했던 바울의 겸손을 시험하셨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천사가 자기에게 날아오기를 바라거나, 하늘이 자기 눈앞에서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추악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칼빈)




9.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다(9:19b-31)

9:19b-25 바울은 세례를 받고 바로 아라비아로 간 것(갈 1:17)이 아니라 여러 날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의 회당들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20절) 그리스도이심(22절)을 증거했다/연결시켰다. 브루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에 대한 선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메시아됨의 선포가 진전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놀라고 당혹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문을 지키는 자들을 피해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다(cf. 고후 11:32-33).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고 확신을 얻기까지(‘종교적 수련을 위해’)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조용히 보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반대로 그가 ‘즉시’ 전도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했음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다메섹의 제자들(형제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갈 1:15-2:2) ‘유력한 자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9:26-31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다. 이 때에 바나바가 그 중재역할을 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베드로와 야고보?-갈 1:18-20)에게 가서 ① 바울이 예수님을 본 사건 ②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③ 그가 받은 사명에 담대히 순종함에 대해 이야기 했다. 결국, 그의 중재로 인하여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일을 복음전파의 일을 더욱 확장되게 하였다(31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29절). 그는 그곳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피하게 된다(갈 1:21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는 다소는 길리기아의 주요 성읍으로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복음전도 활동소식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퍼져 나갔을 것이며 그들도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단락을 요약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31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펴져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칼빈은 ‘평안하여’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원수들을 막으시고 교회에 평안을 주신 경우에는, 그 시간을 향락을 누리고 나태하게 지내는 것으로 허비하지 말고, 경건의 진보를 위해 힘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의 고삐를 풀어 놓으셔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 경우에는,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위로로 충분히 만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로운 때에나 전쟁 때에나 우리는 늘 우리를 주관하시는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야 한다.”






IV. 이방인 선교의 시작(9:32-12:25)

IV. 이방인 선교의 시작 (9:32-12:25)

스토트는 11장 18절까지를 ‘고넬료의 회심’으로 구분하면서 그 회심 사건의 중개인으로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본다. 그는 바울과 고넬료의 회심이 이방 선교의 필수적인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1. 베드로의 이적들(9:32-43)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룬다. 하나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사건이다. 베드로의 치유능력은 앞에서도 소개되었다(5:15).

9:32-35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들’을 돌보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했다(cf. 8:25). 특별히 룻다와 욥바에서의 사건을 다루는 데 이곳은 이미 빌립이 전도했던 지역이었다(브루스는 8:40의 아소도의 여러 성에 룻다와 욥바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안방향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다. 그곳에서 8년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난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침상을 정리해라/식탁을 차려라.”(cf. 막 2:11) 이 말에 애니아는 즉시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하여 룻다와 사론(욥바에서 갈멜까지 이어지는 약 80km 되는 해안 평원)에 사는 사람들이 ‘다’(많은 수를 표현하는 과장법-cf. 42절) 주께로 돌아왔다.

9:36-42 욥바는 룻다로부터 북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이다. 그곳에 아람어로 다비다(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일 많았는데 죽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몸을 씻겨서 매장하지 않고 다락방에 뉘웠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마샬). 제자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간청하여 오게했다. 많은 과부들의 눈물과 받은 선물들을 보이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녀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청이었다(39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아람어 Tabitha koum]”(cf. 막 5:41 [Talitha koum]) 그리고 그녀는 일어난다. 이 일로 인하여 욥바의 모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42절).

9:43 베드로는 무두장이(tanner, 제혁업자)의 집에 머물렀다. 이는 다음 10장(6절)에서 이어질 내용의 연결고리가 된다. “주석가들은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부정한 것으로, 바리새파적 양심을 가진 이들은 그와 같은 사람과 접촉을 피했을 것이라고 논평한다.”(마샬)




2. 이방인들의 회심(10:1-11:18)

“이 장의 주요한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전향이다.”(스토트)

10:1-2 고넬료는 이달리야 부대(Italian Cohort)의 백부장(cf. 눅 7:2)으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에 의해 세워진 주요 항구도시로 로마 행정부의 중심이 되었다. 전도자 빌립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었다(8:40, 교재 33페이지 그림 참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자였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다(11:3). 베드로에게 보냄받은 사신들은 고넬료를 의인과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자로 묘사한다(22절).

10:3-6 고넬료는 환상[호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고넬료는 두려워했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음을 말함으로 안심시키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한다. 천사는 베드로가 있는 위치(욥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를 알려준다.

10:7-8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한다. 그는 하인 두 명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낸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48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10:9-16 이튿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시간에 맞춰(cf. 시 55:17)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 베드로는 시장하고 황홀한[엑스타시스] 중에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cf. 창 6:20)이 있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에 그것들이 부정하니(cf. 레 11)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고 강조한다(14절, cf. 겔 4:14).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폐지하셨다(‘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막 7:19, cf. 롬 14:14). 환상 자체가 ‘이방인’의 정결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을 지라도,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을 허락(명령)하셨다고 이해했다(28절).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cf. 15:9). 쿰란에서는 안식일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대럴 벅).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는 유대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지만, 심지어 정통적인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라도)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 레위기의 음식 제한 규정의 폐지와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 막았던 장벽의 제거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체적으로 유대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브루스)

10:17-23a 절묘한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고 베드로는 “너를 찾는 두 사람을 의심하지/차별하지(=15:9)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주목하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고 하루를 유숙하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하여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한다고 그 목적을 설명한다(22절). 아마도 베드로는 이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의 의미(28절)를 확신했을 것이다.

10:23b-33 다음날, 베드로는 욥바에서 온 형제들(6명-11:12)과 함께 가이사랴로 간다. 하루가 더 지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고넬료와 일행들(친척과 친구들)은 베드로를 사모하며 기다렸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에 걸맞은 공경의 표시로) 엎드려 절했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한다(33절). 11장 14절에서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들은 말은 베드로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 주리라는 것이다. 28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금기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왔다고 고백한다.

10:34-35 베드로는 고넬료와 일행들의 사모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차별하시는 분이(직역하면 ‘사람의 얼굴을 들어올림’이란 뜻으로 히브리어 관용표현으로 ‘호의를 베푼다/편애를 하다’는 의미가 된다) 아니시다. 오히려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환영하신다(cf. 눅 4:24, 고후 6:2-은혜 베풀다).” 행위구원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10:36-43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복음을 ‘평화의 복음’으로 표현하며 전도를 시작한다. 특별히 앞선 설교들에 비교할 때 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더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이기에 예수님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36절과 38절은 구약의 두 본문을 암시한다. 시편 107:20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이사야 52: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또한,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는 강조이다(38절, cf. 사 61:1, 눅 4:18).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의해/아래 억압된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신다는 증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2:22)

“선한 일을 행하시고라는 동사는 흥미로운데, 상응하는 명사, ‘후원자’가 그 시대의 통치자들에 의해 자신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그들과 비교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분으로 드러난다.”(하워드 마샬)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였음을 강조한다.

설교 전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을 증언하면서, 자신들이 그 모든 일에 “택함 받은 증인”(39, 41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인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보여졌으며 자신들이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42절). 그들은 예수님을 최후의 재판장으로 증거한다(벧전 4:5). 43절은 복음의 핵심과 적용을 잘 보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cf. 5:31-‘회개함과 죄 사함’). 이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것이다’(cf. 눅 24:46-48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0:44-48 하나님께서는 ‘성령 부어 주심’을 통해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유대인 신자들을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방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cf. 2:4, 11).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이 자신들의 경험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며 세례 베풀기를 마지 않는다(47절).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한다.

누가는 45절에서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11:3)임에도 불구하고성령의 세례와 물세례를 받았음을 강조한다. 베드로는 분명 그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렀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을 훈련받기 위해서였다. 성령의 선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인간 교사 역시 필요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의 환대를 받아들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확립 하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새로운 결속을 드러내 보여 준다.”(스토트)

11:1-3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다. 그 형제들 중에 ‘할례의 사람들’(유대적 혈통에서 출생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차별/의심(=10:20)했다. 그 비난의 내용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받는 일과 음식법을 준수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생각보다는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할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한편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관습을 버린다면 스데반과 그의 동료들과 같이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마샬).

11:4-17 베드로의 해명: 베드로의 대답은 왜 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식사교제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우리와 같은 형제로’ 부르신다는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베드로는 10장의 사건을 상당히 축약하며 자신의 관점으로 말한다. 10장의 내용에 보충이 되는 설명은 환상 속에 보인 짐승 중에 ‘들짐승’(beasts of prey)이 있었다는 것(6절)과 동행한 형제들이 여섯명이라는 사실(12절), 그리고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베드로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14절)이다.

‘하늘로부터의 소리’(9절) ‘성령의 명령’(12절) ‘일곱 증인’(12절) ‘천사의 말’(13절) ‘성령의 임재’(15절)에 대한 언급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16절)을 상기시킴으로써 ‘성령세례의 약속’이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개종 경험이 ‘처음’ 오순절 사건의 경험과 같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암시한다(17절).

11:18 듣던 자들은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에이스]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다. 유대 문헌은 회개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왔다(지혜서 12:10, 19). “우리는 18절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체없이 이방인 선교로 열정적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마샬)




3. 안디옥 교회(11:19-30)

롱게네커는 이 단락이 ‘사슬 연결로 맞물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한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볼 수 있다.

11:19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8:2-4)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직역하면, “오직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베니게(현재의 레바논)는 갈멜산에서 약 242km 떨어진 좁고 긴 지형에 있는 해안을 따라 뻗은 지역이다. 베니게의 주요 도시 중에는 두로(21:3), 돌레마이(21:7), 시돈(27:3) 등이 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예수님을 뵈러 나왔었다(눅 6:17, cf. 막 7:31). 베니게의 땅 길이는 160km, 너비는 24km 쯤 된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4:36),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최초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13:4-12). 그때에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다. 주전 2세기 이래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마카비1서 15:23).

*안디옥은 로마의 주(province)인 ‘시리아의 제 일의 도시’로 약 60만명의 인구를 가진,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었다. 그곳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약 2만 5천명)이 있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동부로 알려진 지역에 있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져 있었다.

11:20-21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많은 사본은 ‘헬라파’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손(힘)’이 그들과 함께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11:22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고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 문장구조상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심각하게(혹은 당황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상황파악과 대책을 위해 바나바를 보낸다. 마샬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일이 안디옥의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던 보수 성향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11:23-26 바나바는 선한(좋은)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에게 계속 충실하라”(NET). 이 일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바나바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소(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들이 일년 내내 교회에서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곳에서 비로소/처음으로 제자들을 “기독교인[크리티아노스]”이라고 불렀다(26절).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집단에 해당하는 라틴어 접사 [~이아누스]가 결합된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의미다. 그 호칭에는 조롱의 요소도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cf. 행 26:28, 벧전 4:16)

11:27-30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처음 언급 되었다. 그중에 아가보라하는 선지자(21:10)가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했다. 역사적 기록 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41-45년)에 제국 전반에 걸친 기근은 없었을 지라도 ‘잦은 기근들’이 닥쳤다(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요세푸스는 46년경 유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마샬은 (E. Ellis의 글을 인용하며) 당시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은 지역 교회에 속하였거나 순회 사역에 종사하던 카리스마적 설교자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기능은 다양하였고, 권면과 미래에 대한 예언 모두를 포함하였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설명을 무리없이 제공하였는데, 특히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교회의 발흥과 관련한 사건들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들의 영적 통찰력을 사용하였다. 선지자들의 활동은 교회에 대한 영적 은사와 연관된 영감이라는 새로운 의미와 결부되었다.”

11:29-30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부조/봉사[디아코니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냈다(장로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으며 개별적인 방법이 아닌 공적인-교회의 정식 통로를 통해 전달되었다.

마샬은 구제를 위해 세워졌던 일곱 일꾼들이 이제 ‘장로들’로 알려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방문과 동일한 방문일 개연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4. 베드로의 수감과 벗어남(12:1-25)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11:30)과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일(12:25) 사이에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일에 대해 진술한다. 또한, 베드로의 탈출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음을 보여 준다(cf. 5:19).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역사(기근문제 등)와 왕들의 계획과 생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어떻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을 맡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마샬).

12:1-5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립바 1세이다. 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다. 베드로는 잡혀서 삼엄한 경비 속에 감옥에 갇혔으며 유월절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눅 22:44) 계속해서 기도했다(미완료형).

12:6-11 베드로의 탈옥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누가는 베드로가 묶여있는 상태와 그 탈옥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주의 천사’는 베드로를 (쳐서=12:23, 눅 22:50) 깨우고 동행한다.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8절).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하다가(9절) 완전히 탈옥하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건져내신/구원하신 것을 깨달았다(11절).

12:12-17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하는 요한’(=25절)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간다. 로데라 하는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여종이 확신있게 말하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한다(15절).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마 18:10-‘그들의 천사들’). 후대 랍비 문헌에서는 특정 개인의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보호하는 사람의 모습과 일치하게 보인다(대럴 벅).

결국,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는지를 말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피했다. 야고보와 ‘형제들’(마샬은 이 용어가 교회지도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본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기도모임은 공식 모임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반드시 교회 공적 모임의 장소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cf. 1:13-14, 2:1).

12:18-19 다음날 베드로의 탈옥 소식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고,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주(province)의 수도인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12:20-23 헤롯의 심기를 건드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헤롯을 달래기 위해 헤롯의 ‘침소맡은 신하’(수석 보좌관)를 통해 헤롯을 알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 때는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 기간이었을 것이다. 요세푸스는 이 때(44년)의 사건을 기록한다. 왕은 햇빛에 반짝이는 은으로 만들어진 왕복을 입고 나왔다.

누가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치셨다고 표현한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표현이 독재자들의 죽음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학자들은 맹장염(roundworms), 촌충에 의한 낭종(cyst) 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2:24 누가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 간결하게 논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였다고 진술한다(cf. 6:7).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의 죽음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을까? 누가는 그런 의미로 사건을 연결시킨다.

12:25 바나바와 사울은 일을 마치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Vaticanus, Sinaiticus을 포함하여 가장 오래된 최고의 사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읽는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V. 바울의 1차 선교와 예루살렘 회의(13:1-15:35)


1. 선교에 대한 소명(13:1-3)

13:1 안디옥교회의 선지자[프로페테스]이자 교사[디다스칼로스]인 사람들을 소개한다. 바나바(4:36), 시므온(유대이름, 니게르는 라틴어 이름으로 ‘얼굴색이 검은’이란 의미다. 스토트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갔던 구레네 시몬일 수 있다고 말한다-롬 16:13), 루기오(구레네 출신으로 아마도 11:20에서 언급된 초기 전도자, 교회의 설립자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혹은 궁전신하) 마나엔(‘위로자’라는 뜻), 그리고 사울(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최소한 1년동안 안디옥에서 사역했을 것이다-대럴 벅)

마샬은 선지자들이 ‘카리스마적인 언어(utterance)’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선지자와 교사와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았다고 말한다(칼빈은 본문의 선지자를 ‘예언의 은사자’가 아닌 탁월한 성경해석자로 본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출신의 리더들을 육성하는 것은 멤버십에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실천해야 할 목표다.”(페르난도)

13:2 ‘섬겨 금식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cf. 4절 ‘성령의 보내심’) 특별히 예배하며 기도했다(대럴 벅은 회중 예배 중이었다고 본다). 아마도 선지자 중 하나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을 것이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선교사역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것이다. 누가의 초점은 선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제한 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예배하러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세운다.”(대럴 벅)

13:3 아마도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사역의 구체화를 위해 기도와 금식에 추가적인 시간을 더 보냈다. 그리고 교회는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파송한다. 여기서 안수는 항존직을 위한 성직 수임식이나 사도직 임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마샬).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소리쳐 알려주실 필요는 없다.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꼭 필요한 은사들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잘 빚으시고 준비시키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칼빈)




2. 구브로 지역의 복음증거(13:4-12)

13:4-5 두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교회의 공식적 파송을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은(마가도 조력자로 동행했다) 실루기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96km 떨어진 구브로 섬(224✕96km)으로 갔다.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으며(4:36),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이다(11:19). 이 섬에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애굽, 베니게, 헬라, 앗수르, 바사, 프톨레마이오스). ①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가에 있는 헬라 도시로 상업 중심이자 유대인의 중심 밀집지였다. 당시 회당은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기에 바나바와 바울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13:6-12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②바보([바포스], 수리아 여신 파피아 숭배로 유명하며, AD 15 지진 후에 살라미를 대신해 수도가 되었다)에 이르렀다. 거기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대럴 벅은 주문, 요술, 부적, 간파력 등을 이용한 치유와 표적을 행했을 것이라고 본다)를 만났다. 그는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가게 되는 것을 방해했다. 아마도 그는 총독의 수행원(점성가)이었으며 자신의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설적 대조가 엿보인다.

바울은(이후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바울로 불린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의 아들’(바예수)을 ‘마귀의 자식’으로 부르며 책망한다. “악행”(10절)은 사악함을 뜻하며 사기꾼을 가리킬 때 쓴다. “주의 바른길을 굽게 하기를 멈추지 않느냐” “지금 주님의 손이 네 머리 위에 [있다]. 그리고 너는 한시 동안 해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될 것이다(미래 직설법).”(11절) 바울은 (일시적) 심판을 예언했고 즉시 그대로 되었다. 참된 선지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바울의 기적을 통해 총독을 가르침을 확신하게 된다. 누가는 총독이 회심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누가의 관심이 바울이 표적을 통하여 마술적 능력을 제압했다는 사실(베드로의 사역과 평행됨-8장)과 그가 앞으로 선교여행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에 있다(13, 46절, cf. 12:25).




3.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전파(13:13-52)

13:13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울과 일행은 ‘바보’(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었을 법한 곳)을 빨리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마가 요한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을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너무 먼 곳(640km)까지 가는 것이 두려웠을까?

13:14-15 그들은 비시디아의 ③안디옥(해발 1,080m의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로마 식민지의 지위를 받은 군사 중심지였다)까지 간다. 요세푸스는 이 지역에 유대인 가정이 2천 가정 있었다고 전한다. 바울은 관례를 따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회당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도로 시작하여 율법(특히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이어서 선지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 중에 권면(설교나 짧은 주해)의 말이 이어졌다.

13:16-22 바울의 설교. 그곳에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16절).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출애굽사건을 언급하며(17절) 광야기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한다(18-19절).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다윗 왕을 그들에게 세우신(=37절) 이야기까지 빠르게 진행시킨다(20-2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으셔야 했고(18절) 사울 왕은 폐하셔야 했지만(전통적인 햇수인 40년 통치기간을 언급함으로 40년을 참으셨음을 암시한다) 다윗 왕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삼상 13:14)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2절).

13:23-25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후손 중에서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자([소테르]=5:31), 예수를 데리고 오셨다. 예수님은 오래 전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회개의 세례’로 준비했으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님에 비할 수 없는 존재라고 증언했었다.

13:26-31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청중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선지자들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였다(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고 많은 증인들이 있다. 바울의 말 속에는 너희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호소가 들어있다.

13:32-37 약속에 대한 강조. 조상들에게 약속되었고 오늘날까지(‘자녀들인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사(=33, 34절)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시편 2:7, 이사야 55:3, 시편 16:10(칠십인역)을 인용한다(33-35절).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22절) 분이라는 것은 증거한다. 위대한 다윗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패를 겪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다.

13:38-41 설교의 적용. 알 것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사실이며, 또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오직 이 사람에 의해서[엔] 믿는 ‘모든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디카이오오]=자유롭게 된다(NASB, ESV)는 사실이다(39절). 이 약속은 이방인들도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과거 바벨론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박국 1:5을 인용하여 경고의 말(cf. 27절)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13:42-43 바울의 설교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계속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중에는 믿는 자들이 있었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고 권했다.

13:44-45 구브로 바보에서의 전도 때와는 다르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다음 안식일에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사본상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이다. 과장법을 쓴 것이겠지만 누가는 많은 이방인들(48절)이 모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눅 22:65).

13:46-49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태도를 정죄하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명령을 언급하며 강조한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이사야 49:6의 메시아에게 주어진 사명의 말씀을 바나바를 포함한 “우리”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골1:24)는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에 이방인들은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사본상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으로 정해진’(신적 수동태) 자들은 다 믿었으며 이 일로 복음이 그 지역에 널리 퍼졌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주도 나가심을 잘 보여 준다(cf. 16:14, 18:10).

13:50-52 수확의 기쁨과 함께 반대와 박해가 함께 있었다.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하던 상류층 여성들과 (아마도 그녀들의 남편들인) 권력자들을 이용해 바울과 바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결국, 쫓아 내었다.

“이런 반발이 도시의 유대 공동체를 지배하는 상류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은데, 집단 개종으로 이들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역 정부의 가장 높은] 대표자들은 황제숭배뿐 아니라 달의 신 멘 숭배와도 연관되었을 것이다. ”(대럴 벅, 위더링턴과 슈나벨 재인용)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발에 티끌 떨어 버리고’(본래 이 관습은 이방인들을 향해 하는 것이었다, 눅 9:5) 이고니온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남겨진 제자들은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했다(미완료형).




4. 이고니온에서의 갈등(14:1-7)

14:1-3 13장 5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④이고니온(해발 1,030m의 고원, 왕의 대로로 연결되어있으며 지역의 통치 중심지)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패턴을 따라”[카타 토 아우토] 회당에서 말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와 헬라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반대하는(‘순종하지 않는’=믿지 않는, cf. 요 3:36)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에 대해 악감을 품게 했다/나쁘게 생각하게 했다[카코오].

“그런데도”[멘 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 주님을 위하여/의하여 담대하게 말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면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강조점은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이다(7절).

14:4-7 그 도시[폴리스]의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들’(바나바가 사도로 불리는 특별한 구절이다. 한글개역개정 성경에는 13:43, 14:1, 3, 5, 26절에도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2번-14절- 나타난다)을 따르는 자들. 이방인들과 관리들/통치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서(2절, cf. 13:50) 두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였다. 이들은 후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친다(18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고 도망하였다. 도망한 일은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비겁했다고 비난받아야 할 문제인가? 이들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이고니온에서 29km, 시골스럽고 거친 곳)와 더베(이고니온에서 88km 떨어진 곳) 그리고 그 근방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미완료). 바울과 바나바는 의도적으로 도시들을 빠르게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하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 박해와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의해 다른 도시들로 옮기며 복음을 전하였다.




5. 루스드라의 이교도들을 향한 복음증거(14:8-20)

루스드라 선교의 특징은 정식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최초로 회당이 없는(최소한 언급되지 않은) 도시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는 것이다.

14:8-10 ⑤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육체적)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대럴 벅)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했고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계속 걸었다(미완료). 주목/응시한다는 표현과 큰 소리는 헬라-로마 이야기에서 신들이 오는 것에 자주 사용된다. 그리고 신들은 보통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언급된다(대럴 벅).

14:11-13 무리들은 이 기적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외치며 흥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가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바울은 말하는 자였기때문에 신들의 메신저인 헤르메스라고 생각하였다.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사지내고자 했다.

제우스(주피터)와 헤르메스(머큐리)가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전설이 오비드의 시에 보존되어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신들이 이전에 방문했을 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봐 염려했을 것이다(마샬).

14:14-18 상황을 파악한 바나바와 바울은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저지한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 무리와 ‘같은 성질/감정’(=약 5:17)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의 짧은 설교를 이어간다(그러나 기록된 말은 온전한 설교로서가 아닌 제사를 지내려하는 상황에 대한 논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교의 핵심은 헛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15절, cf. 살전 1:9).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들에는 민족들이 ‘자기 방식에 따라’ 행하는 것을 묵인하셨으나 그분은 여전히 비와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통해 자신을 증언하신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지한 자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위한 음식’으로 은혜를 베푸셨다(17절).

14:19-20 여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다. 곧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그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루스드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잘 속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우리는 여기서 거짓 교사들과 참 전도자들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고 충동질 한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청중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참 전도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기회를 놓치게 하고, 사람들을 실망시켜 반대와 핍박을 격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청중들을 인도한다.

다시 일어난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간다.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마샬과 대럴 벅은 바울의 회복 기록에 어떤 기적적 사건이라는 인상이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6.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행(14:21-28)

14:21-22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의 위협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쓴다. 그들은 ⑥더베(갈라디아 속주의 동쪽 경계에 위치)에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고생한 두 선교사에게 사역의 열매로서 위로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즉 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가며(그들은 빠르게 되돌아갈 길을 택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남아있어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격려하였다(cf. 롬 8:17). 이러한 권면은 의미신장함을 더한다. 바울은 먼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로 인해 낙심하기보다 도리어 이제 신자가 된 제자들을 격려하는 일에 힘썼다. 얼마 전에 핍박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지역(루스드라)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cf. 16:1-3)

14:23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복수)을 택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그들을 임명하고 (장로들과 교회 전체를) 주의 돌봄에 맡긴다. 짧은 기간일 수 있었겠지만 선교사들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늦추지 않았다(마샬은 누가가 보다 이른 시기에는 다른 명칭으로 불렸을 교회지도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중하게 (기도와 금식으로) 장로들을 세웠다(cf. 눅 6:12). 지도자들을 세움으로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 없이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었다.

14:24-28 그들은 계속해서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러 ⑦버가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버가는 13장 13절에서 그냥 지나쳤던 도시였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후 그들은 앗달리아 항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두 사도는 안디옥에서 자신들의 사역(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모든 일)과 열매(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확실히 안디옥 교회는 과거에 한동안 안디옥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하나님이 보다 폭넓은 선교사역을 요청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였다.”(마샬)




7. 예루살렘 공의회(15:1-35)

사도행전 15장은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을 제공한다. 베드로는 이곳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며, 예루살렘 교회는 21장에 가서야 다시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과 11장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에, 15장에서의 논쟁을 보며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값없이” 전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이방인 선교가 정당함을 완전히 밝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또 이방인 편입의 원칙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만 근거하는 믿음을 확립하며, 이런 믿음에 옛 약속과의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대럴 벅)

스토트는 15장의 논쟁은 이방인이 편입되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하는가(조건)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결코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cf. 21:20). ‘유대 기독교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특히 대개 음식 관습을 지키는데 이방인이 그렇지 않는다면 교제가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마샬) 갈라디아서 2:11-14과 사도행전 15장 20절 모두 식탁 교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는 갈라디아서 2장 1-10절의 사건과 사도행전 15장의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대럴 벅 참고). ① 같다고 보는 견해: 윌리엄스, 피치마이어, 배럿, Gutbord, Polhill, Jervell ②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1장 30절의 상황과 겹친다고 보는 견해: 마샬, 브루스, Schnabel , Zeigan ③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나 역사성 자체를 의심하는 견해: 존슨, 핸헨, Bornkamm.

15:1-2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형제들이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침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소요와 변론이 일어났고 결국, 안디옥의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이 문제를 논하기로 했다. 실제로 할례문제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유대교를 포함하여)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큰 기준이 되었다.

15:3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여행하며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 보고한다. 이는 그 지역들에도 형제들(교회 공동체)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교회들은 이 소식을 크게 환영하였다.

15:4-5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공의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말했다. 그러나 바리새파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상으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유대교와 유산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짐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핍박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철저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새로운 사고 체계를 채택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행보였는가를 과소평가한다. 더욱이 국수주의자들의 압력이 유대에 증가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유대 유산에 충실치 못하다고 간주되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했었을 것이다.”(마샬)

15:6-11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이슈를 의논하기 위해 특별히 모인다(사도들이 자신들만의 권위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의견을 말한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특별히 10여년 전의 고넬료 사건)을 근거로 호소한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처음 나온 단어)을 듣게 하시려고 자신을 택하셨다 ②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증언하셨다 ③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cf. 마음의 할례-렘 4:4, 9:26) 그들이나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방법으로(깨끗케 됨, 은혜)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한다. 11절에서 다시 강조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케 됨으로 주어짐을 강조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멍에(율법)를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말한다! 그 멍에는 어떤 유대인들도 능히 감당해 낸 적이 없는 멍에이다(10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그것을 의도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을 교묘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마샬)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율법준수를 포기하지 않았다(cf. 21:20). 베드로는 지금 구원을 위해 율법준수가 필수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15:12 베드로의 확고한 의견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해진 이방인들 중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일(표적과 기사)에 대해 경청하였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방식이었다(14:3).

15:13-18 이제 야고보(예수님의 동생)가 결정적인 말을 한다. 그는 베드로의 말에 힘입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분명함을 전한다. 야고보는 베드로(시므온)가 말한 ‘고넬료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민족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구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표현)을 취하시기 위해 방문하셨다([에피스켑토마이]=눅 1:68, 78)(14절). 야고보는 계속해서 소선지서들(칠십인역)을 인용하며 이방인들의 유입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임을 논증한다.

16-18절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 9:11-12)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슥 2:11)

“아마도 장막의 재건축은 성전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장소로서 교회의 발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요점은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마샬)

대럴 벅은 “야고보는 이 이방인 편입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한 다윗 계보 회복 계획에 속한 것이라고 논증한다”고 말한다.

15:19-20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 개종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➀우상의 더러운 것(제물-29절), ➁음행(아마도 이교 의식과 성전 성매매와 연관된), ➂목매어 죽인 것(피가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도축방법으로 죽인 고기), ➃피(이방인 사제는 제물의 피를 맛보았다)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불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삼가도록 권유하는 것이다(cf. 28절, 롬 14-15장, 고전 8-10장). “이 결의는 다른 문화 간의 관심과 자유 관념이 공동체의 나머지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다.”(대럴 벅)

15:21 본 구절의 의미는 이방의 도시들에도 회당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관습(전통)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윤리관(scruples)을 존중해야 하고 따라서 교회 안에 그것과 관련한 악평이 들리지 않게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이방인들이 유대법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원한다면 지역 회당들에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마샬).

15:22-29 안디옥에 보낸 편지(판결문)

온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교회의 사신(유다와 실라)을 보내어 편지를 전달하게 한다(유다는 더 이상 소개되지 않으며 실라는 아마 실루아노를 가리킬 것이다-고후 1:19, 살전 1:1, 살후 1:1, 벧전 5:12). 그 편지는 안디옥 성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대상으로하며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로 보내진다(23절). 편지의 내용은 확실히 논란이 된 잘못된 의견을 정죄하며(‘우리의 지시도 없이’-24절)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를 세워준다(‘우리가 사랑하는’-26절,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라). 교회의 결정의 확실함을 위해 유다와 실라가 직접 설명하게 한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을 것이다(마샬).

교회는 이 결정이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진 결정임을 강조한다(28절). 그리고 야고보의 처음 제안 그대로 네 가지 멀리해야 할 것을 언급한다. ➀ 우상의 제물 ➁ 피 ➂ 목매어 죽인 것 ➃ 음행.

15:30-35 안디옥교회 구성원들의 회합에서 편지가 낭독되었으며 그들은 그 편지의 권면/위안을 기쁘게 여겼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로서 권면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평안의 전송’을 받고 돌아갔다. 이 일로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으며 함께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후에 또 다른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VI. 바울의 2차 선교 여행(15:36-18:22)


1. 바울, 바나바, 마가, 그리고 실라(15:36-41)

15:36-41 바울이 바나바에게 첫 선교지의 재방문 계획을 말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cf. 13:13) 격분/불화로 서로 갈라서게 된다(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①수리아(시리아)와 길리기아로 재방문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나바는 왜 거기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까? (cf. 골 4:10, 딤후 4:11, 몬 1:24) “바울과 바나바는 확실한 타협에 도달해 하나가 아닌 두 임무를 만든다.”(대럴 벅)




2.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다(16:1-5)

16:1-3 바울은 ②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취하여 심방(‘후속적인 선교’) 여행에 동참시킨다(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은 약 31km 떨어진 곳이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디모데를 할례시킨다.

“유대교는 다문화 결혼을 금지했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에 자녀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양육되어야 했다… 게다가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로서 할례를 하지 않은 자는 유대교에서 언약을 위반한 배교한 유대인으로 간주되었다.”(대럴 벅)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젊은이를 조력자로 선택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디모데는 왜 그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마샬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 관습을 따르기를 중단했다고 본다.)

16:4-5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규례들을 주어 지키게 하였고 이에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그 수가 늘어갔다.




3. 마게도냐로의 부르심(16:6-10)

16:6-7 성령님에 의해서 아시아(여기서 아시아가 의미하는 곳은 명확하지 않다)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금지됨으로 그들은 브르기아와 (남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나갔다. 무시아(무시아는 아시아라는 로마주의 북서쪽의 일부였다)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이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cf. 성령의 지시-4:31, 8:29, 39, 10:44, 13:2, 4).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막으셨을까? 그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마샬은 그들의 내적 충동이나 그룹의 한 사람에 의한 예언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그들은 무시아를 통과하여 ③드로아로 갔다.

16:8-10 드로아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 속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울과 우리(‘우리’라는 표현은 17절까지 계속되며 이후 20:5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cf. 18장 9절에서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




4. 빌립보: 첫 번째 마게도냐 교회(16:11-40)

빌립보는 계획에 없던 낯선 도시였으며 이방인이 우세한 지역이었다. 이 단락은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① 빌리보로의 여정과 루디아와의 만남(11-15절) ② 귀신 들린 여종(16-24절) ③ 빌리보 간수의 개종(25-34절) ④ 바울과 도시 관리들과 연관된 장면(35-40절).

16:11-13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경유하여 네압볼리로 가고(드로아에서부터 약 200km 거리를 순풍으로 항해한 것이다. cf. 20:6) 거기서 ④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으로(마게도냐는 로마의 주로서 네 개의 속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빌리보는 그중 첫 번째 속주에 속하였으며 황제숭배를 지키며 다신숭배의 본거지였다), ‘로마의 식민지’-로마 법에 의해 자치와 세금 면제의 권리를 지닌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한 정착지였다(마샬).

13절은 바울과 일행이 그곳에서 아직 유대인들을 만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 사람들에게 얻은 모호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 ‘강가의 여인들’은 아직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고(당시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인 곳에만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다) 당국자들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대럴 벅은 ‘기도하는 곳’[프로슈켄]이 회당을 가리킬 수 있음을 지적하지만 여전히 성 밖 강가에 회당이 있을 수는 없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회당이 아닌 여성들의 모임에서 전도를 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

16:14-15 그곳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상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cf. 눅 24:45) 바울의 말을 주의 깊에 듣게 하셨다.

“누가는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남성들과 여성들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받도록 강권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시키지도, 청중들에게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책임을 결코 제거하지도 않는다.”(마샬)

루디아와 그녀의 가솔의 구성원들(마샬은 그녀가 독신이거나 과부였을 것으로 본다)이 다 세례를 받았고, 바울 일행을 환대하였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성에서 새로운 신앙을 위한 중심이 된다(40절).

16:16-18 ‘우리’가 ‘미래를 투시하는 능력을 지닌’ 어린 여종[파이디스케] 하나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점치는 귀신(spirit of divianation)에게 속한 자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가 되었다. ‘점치는 영’(a Python)라는 표현은 복화술사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마샬은 그 여종이 복화술사처럼 말했고 투시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많은 날 동안 따라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이들’이라고 계속 소리쳤다(cf. 눅 8:28).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다신 숭배의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묘사지만 유대교가 아닌 종교도 이교 신에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오해될 수도 있었다… 이 칭호는 또 유대인이 아닌 빌립보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을 (제우스에게 사용된) 대단한 칭호로 나타내는 것으로 들릴 수 있었다.”(대럴 벅)

괴로웠던 바울은 그 귀신[프뉴마]에게 말했다. “내가 명령한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나오라고.”(원문의 순서대로) 그리고 즉시 그 귀신이 나왔다.

16:19-21 축귀의 결과로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혀서 관리들과 상관들/집정관들에게 끌려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벌이의 근원이 끊긴 것을 보고 그들을 고소했다. (마을의 장터는 장사의 중심지이며 고소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는 위선적이었다. 그들은 로마인들의 반유대적 정서를 자극했다(cf. 18:2, 12-17).

16:22-24 무리는 충동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많은 매질([흐랍디조]=고후 11:25)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힌 채 차꼬에 채워졌다.

16:25-26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대략 자정’에 기도하면서 찬양했다. 이 소리를 주위의 죄수들도 들었고, 기적적으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릴 때 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6:27-29 큰 지진(이 지역에서 지진은 흔하며 헬라 문화에서 지진은 신현을 나타낸다)으로 인해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 그를 막았다.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16:30-34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그는 어떤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31절)라고 말한 후,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 밤(새벽)에 그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들의 믿음의 참된 것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된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했으며(33-34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온 집이 크게 기뻐했다.

“신약성경은 가족의 일치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구원이 가족의 수장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가족 구성원의 나머지(부양가족들과 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이 되었다(cf. 16:15). 하지만 구원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들 역시도 말씀을 들어야 하고(16:31)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마샬)

16:35-40 신기하게도 상관들은 그들을 풀어 주라고 명하였고 그 간수는 그 말을 바울에게 전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생각에서인지 그냥 가지 않고 자신이 로마시민이며 이에 대해 요구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모시고 나가게 된다.




5. 데살로니가와 베뢰아(17:1-15)

17:1-3 로마의 대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는 네압볼리에서 시작하여 암비볼리(마게도냐의 4개의 행정구 중 하나-제1지역-의 수도)와 아볼로니아와 ⑤데살로니가(마게도냐 전 지역의 수도, 아볼로니아에서 56km-지도 참고)를 관통하여 서쪽으로 마게도냐를 통과하여 아드리아 해의 해안가까지 이른다. 여행자들은 거기서 이달리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데살로니가는 빌리보와 마찬가지로 헬라시대에 새롭게 생명이 연장된 고대 도시였으며 로마식보다는 헬라식 패턴의 자치가 이루어진 “자유 도시”-독립국가를 이룬 도시-였다(마샬).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을 발견하고 습관에 따라 회당에 참여하며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설교/논쟁했다[디알레고마이]. 아마도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서 일하며(살전 2:9) 더 긴 기간을 머물렀을 것이다. 바울은 성경을 설명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함을 증명하였다(cf. 26:23).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였다(3절). 결국, 바울의 강조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라는 인물이 곧 메시아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신 분이라는 사실이었다.

17:4-5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상류층에 속하는’([프로톤] 저명한) 여자들이 믿게 되었고(마샬은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본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 ‘야손의 집’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잠재적 개종자들인 ‘경건한 헬라인들’을 데리고 간 바울과 실라에게 시기하게 되고 이 시기한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한다.

17:6-7 당국자가 아닌,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고 오직 야손과 형제들만을 끌어내어 도시 당국자들[폴리타르카스] 앞에 세워 재판을 받게 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며 다른 왕(예수)를 믿게 했다고 고발하였다(7절, cf. 18:12-13). 그들은 이것이 가이사의 명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라우디오(Claudius) 황제의 칙령은 ‘온 세상을 감염시키는 역병을 조장하는 이들’로서 유대인들을 주목한다. “헬라 정신에서 메시아 개념은 왕권 주장이 내포된 것이었다. 예수는 왕권을 소유했으나 헬라인들이 연관 짓듯이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의 소유가 아니었다.”(대럴 벅)

17:8-9 무리들이 소동하였지만 데살로니가의 당국자들은 (빌립보의 당국자들과는 달리) 신중하게 대처하였고 결국,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다. 이 문맥에서 보석금[히카노스]는 법적 보증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울과 그 무리가 로마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다(대럴 벅).

17:10 형제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밤에 바울과 실라를 ⑥베뢰아(현대의 베리아로써,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72km 떨어진 곳이다)로 보낸다. 베뢰아에 이른 그들은 아마도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생각으로 잠시 머무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살전 2:18)고 기록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시간을 보내기보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아 들어간다.

17:11-12 베뢰아 사람들은 호의적인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대했으며(마샬, cf. 브루스는 ‘자유로운 자세로’라고 의역한다.) 그들의 주장이 건전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 모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뢰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살폈기(법적 용어) 때문에 더 고결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된다(대럴 벅). 이 결과,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중에 헬라 귀부인([유스케모논] 여기서는 이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강조된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17:13-15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였다(cf. 14:19, 루스드라에서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디인들이 바울을 쫓아왔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여기서 갑자기 등장)를 뒤로 하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⑦아덴(베뢰아에서 남남서로 312km)으로 떠난다. 바울의 뜻에 따라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아덴에서 합류하였다. 후에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마게도냐(아마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되돌려 보냈고, 그 후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한다(cf. 18:5, 살전 3:1-6).




6. 아덴: 아레오바고 연설(17:16-34)

17:16-17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덴은 고대 아티카의 수도로 고대 세계의 지적인 중심지였으며 ‘자유도시’였다. 바울은 아마도 아고라(시장)의 입구에 있던 수많은 신상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격분했다. 그는 회당과 시장에서 전도의 기회를 찾아 날마다 설교/논쟁했다[디알레고마이].

존 스토트는 그의 주석에서 선교의 가장 귀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 또는 질투라고 하며 헨리 마틴(19세기 초)의 말을 인용한다. “만일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시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분이 항상… 치욕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게는 지옥일 것이다.”

17:18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예수와 부활을 전하며 논쟁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배움의 부스러기를 주워 이리저리 팔러 다니는 사람’을 의미함-브루스)라고 얕잡아 보았으며 예수와 부활을 낯선 이방신들로 멸시했다(cf. 32절). 그들은 아마도 예수[이에수스]를 ‘치유’[이아시스]의 신으로(브루스),부활[아나스타신]을 어떤 여신의 이름으로 이해했을 것이다(마샬).

에피쿠로스(BC 340-270)가 창시한 에피쿠로스 학파는 불가지론의 세속주의자들로 (고상한 견해의) 쾌락과 평정을 강조했다. 그들은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신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BC 340-265)의 추종자들로 우주의 내재적 원리로서의 이성을 강조하며, 인류의 연합과 신적 존재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한 범신론자들이었다.

17:19-21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꼈고, 그의 말을 더 듣기 위해 아레오바고로 데려간다. 아레오바고는 아고라(agora)가 보이는 언덕으로 공회가 모이는 곳이었으며 중요한 법정의 역할을 했다. 바울의 연설은 법적인 변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마샬은 아레오바고 관리를 언급(34절)하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인 법정이 개정중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브루스와 대럴 벅은 이 상황이 법율적인 상황도 아니고 바울이 ‘강연자’로 지정되어 발언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17:22-31 바울의 공식적인 연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다’(최상급으로 표현)고 칭찬하며 말을 꺼낸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부정적인(‘미신적이다’)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cf. 30절). 이어서 그는 ‘알지 못하는 신’을 연결고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다(23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있지 않으며(24절, cf. 왕상 8:27 ⇨ ‘하나님을 손으로 만든 우상에 견주지 마라’-29절) 뭔가 부족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의 근원으로써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25절, cf. 사 42:5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인다’-28절). 그분을 모든 민족을 ‘한 사람으로 부터’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스토아 학파가 생각과는 반대로 인격적인 주권자이시다(26절, cf. 시 74:17, 신 32:7 ‘그러므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다’-31절). 이를 통해 그분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27절, cf. 시 145:18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회개하라’-30, 31절).

바울의 전도방법(연설)은 복음이 빠진, 너무 상황화된 방식이라 할 수 있는가?“이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적이지만, 전달하는 방식은 헬라적이다.”(브루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알고 있다.”(대럴 벅)

“여기서 바울은 그의 청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반면 이 연설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헬라 시인들의 글이다. 그러나 바울은 청중에게 익숙한 철학자들이 했을 법한 제1원리에서부터 주장함으로써 그의 청중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바울의 논증은 성경적 계시에 확고히 기초한다… 바울의 논증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만물의 심판자 하나님으로 마친다.”(브루스)

“바울은 모든 우상숭배에 대해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아덴에서 자기 주위를 둘러본다… 간혹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사회의 상태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남는 것은 우리가 곤경에 처한 이옷에게 가져야 할 사랑이 아니라 분노뿐이다… 바울은 대항하지만 진심으로 정직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법을 안다. 메시지와 논조 모두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하다. 바울은 이 둘의 모범 사례다.”(대럴 벅)

17:25-26 ‘생명’ ‘호흡’ ‘만물’은 당시의 철학용어였다. 바울은 생명(zoe)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우스(Zeus)가 아닌 여호와가 생명의 근원이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마샬). 26절은 인간 창조의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직역, 서방 사본 ‘한 혈통에서’) 인류를 만드셨다.

17:28 바울은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BC 600)가 지은 시 ‘우리가 당신(제우스)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를 인용하고 이어 길리기아의 이라토스(BC 315-240, 약간 다른 형태로 클레안테스)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는 진실로 그(제우스)의 후손[게노스]이다.’

바울은 그리스(특히 스토아 철학)의 최고의 존재인 제우스를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려고 의도했는가?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존재의 생기’라는 제우스와 연관되는 헬라 개념을 이용하여, 창조주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을 암시한다.”(대럴 벅)

17:30 “무지의 시대”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cf. 23절 ‘알지 못하는 신’) 무지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cf. 14: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린다. “회개하라.”

17:31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27절) 하나님의 계시 즉,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언급하며(cf. 18절),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정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부활을 언급할 때 중단된다(브루스는 반대로 바울의 설교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결론까지 맺은 것이라고 본다). 헬라인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헬라인에게 죽음은 영혼이 망령이 되어 하데스로 가는 것을 의미했으며, 삶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Homer, 재인용, BECNT)

17:32-34 아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조롱했지만 그 중 어떤 사람들은 더 듣기를 원했다. 부활은 영혼 사멸을 믿는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정면 반대되는 개념이었으나, 내생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졌던 스토아 학파에게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대럴 벅).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아마도 이방) 여자인 다마리(크리소스톰은 그녀가 디오누시오의 부인이었다고 말한다)라고 등은 바울을 가까이하여 끝내 믿음을 갖게 된다. 전승은 디오누시오가 아덴의 첫 감독이었으며 순교자였다고 전한다.

브루스는 아덴이 비록 아가야에 있는 로마의 지방이었지만 고린도전서(16:15)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로 다른 가정의 언급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아덴에서의 복음전도의 반응이(메시지 자체가 아닌) 빈약했음을 지적한다.

바울이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러한 경험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기로(고후 2:2) 결심한 것인가? 브루스와 스토트는 후자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다.




7. 고린도(18:1-17)

18:1-4 바울은 아덴을 떠나 아가야의 또 다른 주요 도시인 ⑧고린도(아덴에서 80km)에 이른다. 거기서 아굴라를 만나고 그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고후 11:9)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번영의 도시였으며 방탕으로 유명했다(당시 고린도는 대도시로 인구가 많을 때 75만명까지 이르렀다고 한다-스토트, 그러나 대럴 벅은 20만명으로 추산한다). 대럴 벅은 “이 도시는 당대의 라스베거스”라고 하였다.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식 이름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F. F. 브루스는 그들이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로마에 거주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아마도 AD 49-50년, 도시에 혼란을 일으킨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내용)에 의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다. 이들은 ‘가죽 작업’을 포함하는 천막 제조업자로서 바울과 같이 생계를 위해 일하게 된다. (랍비들은 토라 연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런 생업을 가진 선례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설교/논쟁하며([디알레고마이] 미완료) 설득했다([페이쏘] 미완료).

18:5-8 이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바울과 합류하였으며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과업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마샬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마게도냐 교회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빌 4:15) 전도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비방했고 바울은 과감하게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선언한다. 옷의 먼지를 터는 것은 단절의 징표다(느 5:13).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롬 16:23)라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회당장 그리스보(고전 1:14)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아마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는 라틴어로 된 이름이다. 바울과 관련된 사람 중 라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든 로마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8:9-11 주(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현재 명령법).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고린도에 도착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고전 2:3)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핍박에 대해 마음의 준비와 용기를 갖게 해주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AD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사실상, 그다음 5년은 여행에 할애되기보다는, 에게해의 서쪽과 동쪽의 중요한 중심지인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내고 견고하게 하는 데에 할애되었다.”(브루스)

18:12-16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갈리오)이 세워졌을 때(AD 51년 여름) 바울을 재판대 앞에 서게 한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언어와 명칭)과 종교(율법)에 대한 것임을 알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다. (누가는 여기서 기독교인이 로마에 법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럴 벅).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10절)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18:17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회당장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을-고전 1:1)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린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자신의 말처럼(15절)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브루스, 슈라이더, 피츠마이어는 헬라인들이 반유대교적 행동의 일환으로 바울을 고발한 회당장을 체포한 것으로 본다.




1.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하다(18:18-21)

18:18 바울은 고린도에서 며칠을 더 머문 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에베소)로 향한다. 출발하기 전 바울은 서원한 일로 인하여 겐그리아(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작은 항구도시)에서 머리를 깎는다. 머리를 깎는 것과 연관하여 아마도 나실인 서원이라고 볼 수 있다(대럴 벅과 브루스는 이 서원이 나실인 서원이 아닌 개인적인 서원이었다고 본다). 마샬은 이 일시적인 나실인 서원이 고린도에서 보호받은 일과 같은 과거의 축복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써 행해졌다고 본다. 바울은 단지 당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으로 그의 행동은 역사적으로 가능하고 신학적으로도 수용될 수 있다고 마샬은 평가한다. (칼빈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서원의식을 했다고 보며 당시 로마 가톨릭의 서원 의식에 대해 비판한다.)

18:19 ⑨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 수도로 독자적인 원로원과 의회를 가진 ‘자유 도시’였다. 그 도시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상업도시였으며 거대한 아데미 신전(120☓70☓20m, 세계 7대 불가사이 중 하나)을 갖고 있었다. 그 도시는 다양한 문화적 유형들의 회합 장소였고 특권을 누린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당시 에베소 대도시로 50만명의 인구를 가졌다고 본다-스토트, 그러나 대럴 벅은 25만명으로 추산한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논쟁한다[디알레고마이].

18:20-21 바울은 유대인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그들을 떠나 가이사랴로 간다. 서방 사본에 의하면 그는 ‘축제’를 맞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아마 바울은 겨울에 해로가 막히기 전에 유월절 절기(4월 초) 동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을 것이다.




2. 바울의 가이사랴와 안디옥으로의 (3차 선교) 여행(18:22-23)

18:22 바울은 수리아로 향하는 길에(18절) 먼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⑩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간다”. (어떤 학자들은 그저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잘랐던 머리카락과 함께 희생제사를 불태워 드림으로써 자신의 서원을 종결했을 것이다(미쉬나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머리를 깎는 것을 허용한다).

18:23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있다가(브루스는 안디옥은 더 이상 바울의 전진기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와 브루기아(16장 6절에 있는 지도 참고)를 다니며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한다. 갈라디아와 브루기아는 아마도 13-14장에서 복음이 전해진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었을 것이다(마샬, 대럴 벅).




3. 아볼로의 도착(18:24-28)

18:24-26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이야기 하기전 아볼로가 그곳에 온 이야기를 삽입한다. 아볼로는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애굽에 있는 로마의 주심지로 매우 큰 도시였다)에서 온 자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을 뿐이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정성들여 설명한다[에크티데미].

아볼로는 왜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을까? 누가는 아볼로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전제하는가?(cf. 10:44-48)

마샬은 알렉산드리아의 최초 기독교가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졌음을 주목하며 아볼로의 가르침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도 그가 19장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본다. (이때 25절의 ‘열심으로’[제온 토 퓨뉴마티]는 ‘성령에 대해 열렬하다’로 읽을 수 있다.) 반대로 슈나이더는 예수의 추종자이지만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18:27-28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의 신뢰를 얻게 되고 그가 아가야(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로 가고자 할 때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은 그를 위해 추천의 편지를 써준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도 뛰어난 언변력과 성경지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압도적으로) 논박한다[디아카텔렝케토]. 이로써 그는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다. 앞으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복음전도자와 목회자가 되며, 바울도 인정하는 동역자가 된다(고전 3:9).

“이 단락은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보여 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도움을 주며, 새로운 사역에 대해 그를 격려한다. 이들은 아볼로를 가르친다. 아볼로는 자신이 관련된 이들의 지도에 열려있다… 이 격려는 추천하는 편지로도 확대되어 사람들은 아볼로가 말할 것을 더 잘 받아들일 것이다. 신학적으로 충실한 사역을 추구하는 이런 상호 협력과 격려는 교회가 자기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대럴 벅)






VII.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귀환(18:23-21:16)


4. 에베소의 열두 제자들(19:1-7)

19:1-3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①에베소(18:19 참고)를 방문하여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고 하였다. 케제만이라는 학자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추정하였으나 특정하지 않고 사용된 ‘제자들’이라는 어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이해될 가능성은 없다(마샬, 브루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물을 때에 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6절)를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cf. 8:39, 13:52, 16:34, 칼빈은 바울이 ‘성령의 가시적인 은사’를 받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성령’은 환유법이 된다.)

19:4-7 바울은 요한이 증거한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막 1:8, 행 1:5). 그들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cf. 8:17)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들은 12명쯤이었다. “[바울의] 이 행동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과 평행됨으로써, 바울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이 장면은 그의 전도와 가르침을 정통으로 인정한다.”(대럴 벅)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cf. 11:17, 롬 8:9, 고전 12:3, 칼빈과 대럴 벅은 긍정하지만, 마샬과 스토트는 부정한다. 롱게네커는 누가가 항상 그 믿음을 평가함 없이 그들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는 종종 회심 후에 발생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교리들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러한 교리들과 아무런 실제적 연결 고리가 없다. 오히려 바울은 특별한 조처가 필요했던 범상치 않은 상황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마샬)




5. 바울의 에베소 사역(19:8-22)

19:8-10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간에 걸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설교/논쟁했다. 복음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했다. 더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완고하여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에 바울은 따로 장소를 정하고(두란노 서원) 그곳에서 2년에 걸쳐 날마다(서방 사본은 제오시에서 제십시까지-오전11시부터 오후4시까지- 활동하였다고 덧붙인다) 제자들을 가르친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은 과장법이다. 그렇게 복음은 널리 퍼져 갔다. 아마도 그의 제자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들(예를 들어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19:11-12 바울은 가르침뿐 아니라 치유와 축귀 등 놀라운 기적들도 행한다. 이는 베드로의 활동을 닮았다(5:15). 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신 일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승인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대럴 벅). 하나님께서 마술이 흥왕한 에베소 지역에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된다(17-20절).

19:13-16 여기서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의 실태를 보고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이 이름을 가진 정식 제사장은 없었다)의 일곱 아들은 어설프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귀들을 쫓아내려 했는데(마술사들은 필요한 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주술에 이용하였다), 악귀는 도리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며 그들에게 달려든다.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아마도 기독교가 확산될 유일한 길은 비록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인성을 여전히 원시적 사고의 범주 틀 안에서 판단하려는 유혹이 그들에게 있을 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들의 능력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교회가 이교적 사고방식으로부터 그들의 하나님 개념을 정화시키는데는 시간을 더 필요로 했다.”(마샬)

19:17-20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복음은 더욱 강력하게 퍼지게 되고 믿은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마 3:6) ‘행한 일들’을 알린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은 자신들의 책들을 태우며 그들의 죄성을 고백한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있게[카타 크라토스]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19:21-22 누가는 바울의 여행 계획과 작정을 언급한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와 아가야(아덴, 고린도 등)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한다(고전 16:5-9).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지만 이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전달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24:17, 고전 16:1-4, 롬 15:25-32). 바울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이데인 데이] ‘데이’는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 필연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cf. 눅 9:22)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잠시 에베소에 더 머물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롬 16:23의 에라스도와 동일인물로 보기 힘들다. 그러나 딤후 4:20과 동일인물일 수 있다)를 마게도냐에 먼저 보낸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cf. 고전 16:10), 디모데는 아마 이미 고린도를 방문하고 왔을 것이다(마샬).




6. 에베소 지역의 이교도들의 반응(19:23-41)

19:23-29 이때 에베소의 한 은장색 더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소동’(=12:18)이 일어난다. 그는 아데미(다이아나) 신상을 만들어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울 일행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실질적 손해를 언급하며 바울 일행을 중상모략한다(25-27절).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분노가 가득한 채(28절)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20:4, 27:2)를 붙잡아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경기장)으로 들어갔다. 모인 회합은 그 도시의 시민 기구의 공적인 모임이었다(마샬).

19:30-31 바울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려 했지만 ‘아시아 관리들’이 그를 설득하고 있었다(미완료).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이미 에베소 안에 바울과 친분이 있는 (아마도 그리스도인) 관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아시아 관리들(Asiarchs)은 아시아 주 의회의 시 대표들을 가리킬 것이다(마샬).

19:32-34 ‘모인 무리’[엑클레시아]는 자신들이 정확히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도 몰랐다.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앞세워 변명하게 하려 할 때에(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말하려 했을 것이다) 무리들은 또 오해를 하여 그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기를 두 시간이나 했다.

19:35-41 결국, 이 선동적 무리들 서기장에 의해 해산된다. 서기장은 그 도시의 중심적인 행정관료였다(Sherwin-White). 그는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36절).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하라고 한다(38-39절). 서기장의 최종적 발언(40절)은 소동으로 인한 민회(39절, [엑클레시아])의 일상적이지 않은 회합에 대한 보고가 (순회하는) 총독에게 들어갔을 때 발생할 심각한 결과(자유도시의 특권이 제한되는 일 등)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사건은 결국, 누가의 기독교에 대한 변증적 입장을 잘 보여 준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코 로마의 법을 거스르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박해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스토트는 19장을 주해하면서 현대의 복음전도와 바울의 것을 비교하며 그 피상성을 지적한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너무 교회적인(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또한, 복음을 세속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다. 우리의 것은 너무 감정적인(적절한 이해의 기초없이 결단에 호소하는) 반면에, 바울은 가르치고, 변론했으며 설복시키려 애썼다. 우리의 것은 너무 피상적인(짧은 시간 만나게 하고는 재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 5년간 머물면서 신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렸으며, 때가 되어 수확을 거두었다.”




7. 에베소로부터 밀레도까지의 바울의 여행(20:1-16)

20:1-2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처 예루살렘에 갈 계획이었다(19:21). 그러나 잠시 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데미 신상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바울은 이 소동이 그치자 계획대로 ②마게도냐로 떠난다. 출발에 앞서 그는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다[파라칼레오]. 그것이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여러 지방(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을 다니며 교회들을 재방문하고 제자들을 권면한다[파라칼레오]. 누가는 언급하지 않지만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동안 고린도후서를 썼을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헬라(그리스; 로마 주 ③아가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에 이르러 세 달 동안을 머문다. 아마도 (56년~57년 사이의) 겨울이라 이동하기 힘들어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다. 로마서(15:19)에 의하면 바울은 일루리곤(아가야의 서쪽지역)까지 복음은 전했다고 한다.

20:3-5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되돌아가는 길에 배편으로 수리아에 가려 했으나, 이는 유대인들의 음모(=9:24)로 인하여 좌절되고(이에 대해서는 누가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다)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를 거쳐 가기로 했다(cf. 13절, 서방본문은 ‘성령께서 마게도냐를 통해 돌아라가’고 했다고 언급한다). 이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먼저 드로아(지도참고)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베뢰아 교회의 대표자, 롬 16:21의 소시바더와 동일인물)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19:29)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서방 본문은 그를 도베루스사람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를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서방본문은 에베소 사람들) 두기고(엡 6:21)와 드로비모(21:29, 딤후 4:20).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각 교회들에 의해 파송된 헬라계 신자들이었을 것이다(고전 16:3-4). 마샬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고,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한다고 본다. 혹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디도가 빌립보나 고린도를 대표했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스토트는 누가와 디도를 포함한 이들 아홉 명이 선교의 열매였음을 확신하며 이 명단 자체가 3번의 선교여행(1차-데베, 루스드라, 2차-베뢰아, 데살로니가, 3차-에베소)의 많은 열매를 증거한다고 언급한다.

20:6 ‘우리’(cf. 16:17)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다. AD 57년의 무교절은 4월 7일에서 14일이었다. 빌립보의 항구였던 네압볼리로부터 드로아로 가는 여행은 역풍 때문에 반대 방향보다는(16:11)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④드로아(에베소의 북쪽 방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240km)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7일을 머무른다.

20:7-12 ‘그 주간의 첫날’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토요일)이 아닌 그다음날(‘매주 첫날’, 고전 16:2)에 ‘떡을 떼기(성찬, 고전 10:16)’ 위해 모였음을 보여 준다(누가의 날짜 계산법과 관련된 논의를 보려면 마샬의 주석을 참고할 것). 바울은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날 밤늦게까지 강론했는데[디아레고마이] 그때에 유두고라는 소년([파이스] 8세에서 14세)이 윗다락 창가에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매우 슬프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12절).

10절에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에 미루어 사실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9:36-43)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분명하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베드로의 사건에서도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며 생명을 주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13-16 바울은 산지 길이 험했지만 안전을 위해(cf. 3절) 걸어서 앗소까지 간다. 누가를 포함한 일행 ‘우리’는 배를 타고 먼저 앗소에 도착하여 바울을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간다. 거기서 기오섬, 사모섬을 거쳐 삼일 만에 ⑤밀레도(에베소 남쪽 48km에 위치한 곳)에 이른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 에베소도 방문하지 않고 떠나기로 한다. 이 또한, 안전상의 이유도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예전과 같은 소동에 휘말려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8.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20:17-38)

20:17 이에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에 오게 한다. 아마 이 일은 2일에서 4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떠날 때 사람들을 교훈하고자 한다. 바울의 사역에서 무척 높은 우선순위 중에는 자기 사람들이 자신이 떠난 후 견딜 수 있게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사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말씀에 몰두하여 듣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다.”(대럴 벅)

20:18-35 바울은 자신의 ‘모범적이었던 삶’을 상기시키며 고별 메시지를 전한다.

① “제가 아시아에 전도하러 온 첫날부터 변함없이 겸손과 눈물로, 시련들(19절)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쳤음을 잘 아십니다(18-21절).

② 이제 저는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 결박들과 환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cf. 21:11). 하지만 저는 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22-24절).

③ 저는 이제껏 여러분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제는 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불레]을 온전히 전하여 책임을 다 했습니다(25-27절).

④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현재 명령형)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고 인도하십시오!(28절)

⑤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일어나 제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29-30절).

⑥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현재 명령형). 제가 여러분을 3년이나(cf. 19:10) 밤낮 쉬지 않고 물로 주의를 촉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31절).

⑦ 지금 저는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32절).

⑧ 저는 그동안 어떤 물질도 탐하지 않았고, 제 손으로 일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33-35절).”

20:21 바울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회개와 믿음으로 요약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20:24 바울은 복음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을 경주에서 완주하는 것에 비유한다(cf. 딤후 4:7).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프쉬케]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영업 회계나 결산을 반영한다(대럴 벅). 바울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가치가 있다. “그는 이 [복음전파] 임무의 완수가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신실하게 그 임무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몫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마샬)

서방본문은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귀한 것으로 평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며, 비잔틴 본문은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생명을 내 자신에게 귀한 것이 되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읽는다.

20:28 바울은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떼를 돌보는 ‘감독자’[에피스코포스]로 표현한다. 이 어휘는 영적 통찰과 목회적 돌봄의 개념을 함의 한다. 그들의 임무는 교회를 보살피는([포이마노이] 양을 치다/먹이다) 일이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대속의 행위로 특별한 소유됨을 나타낸다.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하나의 인격을 잘 보여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브루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로 사역하며 ‘그 자신의’[호 이디오스]라는 말 자체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해한다(NICNT, 각주 56).

20:30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따라서 야심이 모든 이단의 어머니이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합심하여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흥왕하게 되고, 한 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만 교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할 때, 구원의 가르침이 타락하게 되고 양떼의 안전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구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르침의 타락은 각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초래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한,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야심에 찬 인간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서 떠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것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에만 성경을 순전하게 다룰 수 있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만큼 깎아내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까닭에,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야말로 건전한 가르침을 훼손하고 타락시키는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20:35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독교화된 헬라 격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한슨은 강한 헬라적 영향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헬라 격언을 인용하셨을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대럴 벅은 주가 말한 것이라는 표현은 구전 전승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20:36-38 바울의 말이 끝나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특별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들 슬퍼하며 눈물과 입맞춤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는 당시 문화권에서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8절의 ‘근심하다’[오뒤나오]는 단어는 ‘고통을 경험하다’는 뜻으로 장로들이 매우 슬퍼했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바울은 사람(유두고)을 살리기까지 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결코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내놓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영적 성공 뒤에 자만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9.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21:1-16)

21:1-4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의 고별설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한다(19장의 지도참고). 고스섬 → 로도섬 → 바다라 → 두로. ⑥두로(전에 수리아 지역이었던 버니게의 주요 상업 도시)에서 7일을 머물렀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아마도 바울은 원치 않는 가운데 다음 배편을 준비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7일을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안 풀리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

21:5-6 그러나 바울은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다. 제자들은 바울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한다.

21:7-9 두로 → 돌레마이(1일 머뭄) → 가이사랴 → 예루살렘(15절). ⑦가이사랴에서 일곱 일꾼 중의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8:40)에 머물렀는데 빌립의 네 딸은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다. 마샬은 빌립이 아마도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21:10-14 그때에 선지자 아가보(11:28)가 유대로부터 와서 예언한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고 했다(11절). “아가보의 표현 형태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의 운명과 바울의 운명 사이에 평행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마샬)

이에 누가와 일행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로 강권했으나(미완료형) 바울은 확고한 마음으로 자신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하며 그 권함을 뿌리쳤다. 그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하고 그쳤다.

“이 장면에 있어서 정말 교훈적인 사실은 바울이 성령에 의해 이끌리어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바울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그 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지지한 사실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보는 유연함을 발휘해 지지하고 하나 됨으로써, 영적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단결과 유대가 형성되게 한다.”(대럴 벅)

21:15-16 여러 날 후 바울은 오랜 제자 나손(구브로 사람)을 포함한 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VIII. 바울의 체포와 재판(21:17-26:32)


1.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21:17-36)

대럴 벅은 사도행전의 구조 분석에서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를 전체 7개 단락 중 마지막 단락으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D. 로마 방문자들: 복음을 전하다(28:17-31)

그리고 존 스토트는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다섯 번의 재판에 대해 언급한다.

① 성전 지역의 북서쪽 모퉁이에서 유대인 무리 앞에서 받는 것(22장)

②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최고 회의 앞에서 받는 것(23장)

③, ④ 가이사랴에서 유대 총독이 된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받은 것(24, 25장)

⑤ 가이사랴에서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 받는 것(26장)

그러면서 스토트는 재판에 대한 길고 자세한 기록이 복음에 적대적 이어 가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시종일관 복음에 우호적인 로마인들의 ‘공명정대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난(5번의 재판)과 바울의 수난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로마법상 예수님(누가복음)과 바울(사도행전)이 모두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독교 신앙의 적법성에 대해 그들이 받은 재판의 결과가 확립한 전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스토트)

21:17-20a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환영했다. 다음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회합에 참석한다. 브루스는 교회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70명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였고 사람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는 여기서는 바울이 여러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헌금을 전달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다(cf. 24:17). 그럼에도, 누가는 바울이 이들 가운데 환영받은 일과 바울의 ‘이방인’ 선교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음을 확증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미완료형)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인정한 것이다.

21:20b-22 그러나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율법에 열성적인’(이 단어는 유대교의 헬라화에 저항한 충실한 유대인에게 쓰인 표현) 유대 신자들 수천명[뮈리아스]을 의식하며 바울에게 제안을 한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로들은 일부러 바울이 관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괜한 오해를 잠재우려고 한다.

대럴 벅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AD 57년)가 벨릭스가 재임하는 로마 통치로 인해 긴장 상태에 있을 때였으며,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에 조심스러운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21:23-26 바울은 장로들의 제안대로 한다. 즉 네 명의 서원한 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했다. “그들의 서원은 성전에서의 희생제사가 수반되면서 종결되는 형태였는데, 바울이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사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는 유대적 경건의 표본으로 수용되는 행위였다.”(마샬, cf.“함께’ 결례를 행했다는 말과 그 기간에 대한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마샬과 대럴 벅의 주석을 참고할 것. 대럴 벅은 네 사람은 서원을 개시한 것이라고 본다.)

장로들은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알렸다고 말함으로써(25절) 바울에게 한 요구들이 다른 이방 신자들에게 강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바울이 임기응변으로 복음의 원리에 대치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바울의 행동은 과연 그의 복음 메시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었는가? 혹은 그 시대적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가?(cf. 16:3-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 18:18-서원을 위해 머리깎음, 고전 9:20) “바울은 야고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기꺼이 자기 자유를 제한했다.”(대럴 벅)

“[야고보의 관심사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도덕적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풍속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이 도달한 해결책은 교리적 또는 도덕적 원리를 희생한다는 의미의 타협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에서의 양보였다.”(스토트)

21:27-30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정결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제7일 기간(cf. 민 19:12)의 마지막 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오순절 순례자로 아시아(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드로비모, 20:4)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하여 소동을 일으킨다(cf. 3장의 성전지도 참고). 그들은 바울에 대해 ‘유대인과 율법,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한다(28절). 이에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낸다. 바울은 믿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정결례를 행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순례자들에 의해 붙잡히게 된 것이다.

21:31-36 무리는 바울을 때렸으며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글라우디오 루시아-23:26)이 듣고 급히 군대와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공격하던 일을 멈추게 했다. 바울은 결박되었고(예언성취-11절) 무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소동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이에 좀 더 순조로운 조사를 위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는 데, 무리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폭력적으로(35절) 쫓아가며 바울에게 소리쳤다(cf. 22:22). 그래서 바울은 들려서 옮겨져야 했다.




2. 무리 앞에서의 바울의 변명(21:37-22:29)

21:37-38 흥분된 무리 속에서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지 못했고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바울이 최근 광야에서 ‘자객’[시카리오스]들과 함께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인이냐고 묻는다. (이와 비슷한 소요사건을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다.) ‘자객’이라는 용어는 벨릭스 총독 기간동안 출현하였던 반로마적인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사용되었다(마샬).

21:39 바울은 천부장의 질문에 자신은 유대인이며 ‘큰 성’인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22:25). 글라우디오 황제 이래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과 지역 도시의 시민권 모두를 가질 수 있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주민이 수십만에 이르는 헬라문화, 수사학,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으며 직물 산업으로 유명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이 상당함을 분명히 인식시키려 한 것이다.

21:40 말할 기회가 허락된 바울은 무리를 조용히 시킨 후 ‘히브리말’로 말한다. ‘히브리말’은 아람어를 의미할 수 있으며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이 가장 흔하게 쓰던 공통어였다(22:6, 26:14).

22:1-2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그 자리에 제사장 혹은 산헤드린 구성원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변명’[아폴로기아]을 시작하려 할 때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당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말할 수 없었기에 그의 말은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였다.

22:3-21 바울의 자기 변호 혹은 간증. 바울은 단지 자신이 잡힌 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름받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행동이 주의 명령에 호소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 복음선포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이 “새로운” 신앙이 정치적 동기로 일어나는 폭력적 운동과 구별되어야 함을 역설하려고 한다.

22:3 바울은 먼저 자신이 충실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22:4-5 그는 율법과 하나님께 대해 열심 있는 자로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에까지도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였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할 때는 스데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20절, 7:58). 다메섹까지 박해하려 했던 일은 ‘공문’을 받아 갔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22:6-11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한다. 큰 빛 가운데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분은 바로 그가 박해하였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다(8절).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다메섹에서 누군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라는 응답을 듣고(10절, cf. 9:6, 26:16), 볼 수 없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 다메섹에 이른다.

22:12-16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는다(15절). 바울은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 들에게 칭찬을 듣는’(12절)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는 그의 부름받음이 유대교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아님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으며 ‘그 의인’(3:14, 7:52)을 보고 듣게 하셨다(14절). 이제 바울은 ‘그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받는다(15절).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말할 때 “청중들에게 구약성경의 계시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사이의 연속성을 부각시킨다.”(마샬)

22:16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해 ‘그의’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는다(cf. 2:38). “믿음의 반응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호소하는 것은 물의 세례로 상징되는 정화와 함께 죄를 씻어 버리게 된다.”(대럴 벅)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의인’으로 말한 후(14절) ‘그’로 받는다(15, 16절). 18절에도 ‘주께서’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2:17-21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이야기를 한다.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9:26-30) 그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다. (물론 이야기는 9장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9장 26절은 바울의 전도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음을 언급한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18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21절).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18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일을 그들이 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9-20절).

22:22-23 바울은 발언이 여기서 끊기게 된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그를 죽이자고 말한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더욱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마샬). 유대인은 무언가 거슬리는 것이 언급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먼지와 함께 자기 옷을 공중에 던진다. 먼지를 날리는 행위는 이들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마음 아파한다는 표시이다(대럴 벅).

22:24-29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이끌고 상황파악을 위해 바울을 채찍질하며 심문하고자 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힌다(25, 28절). 이에 백부장과 천부장은 두려워하는데(29절) 당시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매질하는 것이나 심지어 족쇄를 채우는 것도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위더링턴이라는 주석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이 없는 곳에서 밝힐 수 있을 때를 기다렸다고 말한다.

“이 단락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로마의 법 체제가 기독교에 대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보여 준다(다른 어떤 현존하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이 때로는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정부 조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기독교인은 정의를 추구하는 제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만약 기독교인이 고결함을 지닌다면 국가는 이런 신자에 대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또 신자는 어떤 행동도 국가가 존재할 주권과 법과 질서와 치안의 사회를 만들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럴 벅)




3. 바울이 산헤드린 앞에 출석하다(22:30-23:10)

22:30 다음날 천부장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결박을 푼 채 그들 앞에 세운다.

23:1-5 바울이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기 위해 자신이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다(cf. 24:6, 고전 4:4). 그런데 바로 이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다. 아나니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력과 모욕을 행사하였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거만하고 성급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고 암살을 하면서도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는 자였다(브루스).

이에 바울은 즉각적으로 아나니아를 반격하며 “‘석회가 발린 벽’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재판장으로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의 위선을 지적한다. 마샬은 바울의 ‘선지자적 의식’이 표현 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예수님의 거침없는 지적들(cf. 요 18:21-23)과 비교되며 ‘그 대제사장의 폭력적 죽음 안에서 성취’된 예언이었다. 아나니아는 AD 66년에 유대 반란군들에 의해 로마에 우호적인 인물로서 암살된다.

바울은 자신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줄 모르고 그 말을 했다고 변명한다(5절, cf. 출 22:28). 그가 어떻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마샬은 풍자적 어조라고 생각하며 피츠마이어와 브루스는 바울의 오랜 예루살렘 부재로 더 이상 대제사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23:6-9 여기서 한 번 더 바울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본다. 그는 의도적으로 무리 가운데 신학적 논쟁을 일으킴으로써 무리를 분열시켜서 자신의 이슈를 덮어 버린다. 이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바울은 자신이 사두개파에 반대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cf. 고전 15:16-17) 심문을 받는 것이라(6절)고 말한다. 이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서기관들은 바울의 편을 든다(9절). “포로기 후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긴밀히 혼합되었고, 그것은 언젠가부터 ‘규범적인’ 유대교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었다(cf. 단 12:2).”(브루스)

사두개인이 ‘천사와 영’이 없다고 했다(8절)는 말은 성경 밖의 어떤 문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들은 모세오경을 권위 있게 여기기에 이런 존재를 믿었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대럴 벅의 주석을 참고하라.) 대럴 벅은 사두개인들이 부인한 것은 천사나 영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운명을 집행하는 대리자로 보는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브루스는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개인간증과 연관하여 사두개인들이 영이나 천사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거부했다고 본다.

23:10 결국, 큰 분쟁으로 인해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의 관할에서 로마인의 관할 아래로 옮겨지게 된다.




4.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지다(23:11-35)

바울이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지는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23:11 앞의 사건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12-15절). 아마도 바울은 산헤드린에서의 변호가 좌절되고 (자유의 몸으로) 로마 방문계획의 실현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예수님)께서는 먼저 ‘환상 가운데’(cf. 16:9, 18:9, 22:17, 27:23) 바울 곁에 서서 그를 격려해주신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의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앞의 바울의 출석이 증인으로 묘사되며, 황제 앞에 바울의 출석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목적이 된다는 점이다.”(마샬)

23:12-15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유대인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모하여 바울을 다시 공회를 불러오게 하여 오는 길에 죽이려고 계획한다. 역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규율과 뜻을 어기기로 맹세했다는 것이다.

23:16-21 그러나 그 음모는 바울의 조카에 의해 바울에게 알려지고 이 청년은 천부장에게 인도되어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자세하게 전달한다. 그러면서 공회가 바울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허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뿌리를 둔다. 곧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한다… 하나님은 본문의 장면 뒤에서 역사한다.”(대럴 벅)

23:22-24 천부장은 그 청년의 말을 믿고 밤 제3시(9~10시)까지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 준비시킨다. 당시 천부장에게는 속주적(provincial) 지위를 지닌 죄수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바울은 무장한 200명의 군인들과 70명의 기병 그리고 200명의 창병으로 구성된 엄청난 규모의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된다(23절). 이 많은 숫자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있다.

23:25-30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천부장의 편지 내용

천부장 글라우디오(당시 황제의 이름과 같다)는 바울이 로마인으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으며(cf. 눅 23:14-15), 그를 죽이고자 하는 간계가 있어서 총독에게 보내며, 고발하는 자들도 총독 앞에서 하라고 말했다고 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매질하려고 했던 사실은 빼고 그를 자신이 먼저 알고 구했다고 왜곡한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에 유례없이 높은 신분을 가진 자로, 글라우디오 황제와 네로가 총애하던 형 팔라스(Pallas)의 영향이 컸다. 그는 AD 52년 총독이 되었었는데 그의 재직 당시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그는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그의 폭력적 진압은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했다. 결국, 그는 이 문제로 소환되어야 했다(24:27). 그의 세 번째 아내인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딸이었다(24:24).

23:31-35 밤새 바울은 약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로 호송된다. 다음날 보병대는 돌아가고 바울은 기병대를 통해 약 40km 더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보내진다. 그곳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다. 벨릭스는 편지를 읽고 바울에 대한 예비 심문을 시행하였고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게 된다. 사실 벨릭스는 바울을 길리기아로 돌려보낼 수 있었으나 당시에 길리기아는 수리아 총독(Legate)의 관할 아래 있었고 수리아 총독은 벨릭스의 상관이었다. 이에 벨릭스는 이 문제를 수리아로 넘기기보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청원한 이상, 그 송사를 받기로 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기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구금시킨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낸다(24:27). 아마도 그곳에서의 불확실한 기간 동안 그에게 힘이 된 것은 11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이었을 것이다.




5.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다(24:1-27)

24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립바 2세를 포함한 여러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다룬다.

24:1 5일이 지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한 변호사(헬라계 유대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러 왔다. 더둘로는 유대인들에게 고용된 전문적 변호사였을 것이다.

24:2-9 더둘로는 관례적인 아첨의 말로 고발을 시작한다. 그의 고소의 핵심은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케하는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다(5절). 또하나의 구체적인 고소는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이다(8절). 더둘로는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로마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히는 자로 로마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고소는 결국, 모두 종교적인 사안일 뿐이었다. 그의 고소는 굉장히 빈약해 보인다.

어떤 사본에는 24:6하반절–8상반절에 다음 내용이 더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24:10-13 이제 총독의 허락으로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갖게된다. 바울은 고발하는 자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3절). 그들은 바울 자신이 성전에서 변론하는 것이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단지 예배하러 갔을 뿐이라고 강조한다(11절).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회당에서 예배했던 대로 행하였다.”(마샬)

24:14-21 이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고 있지만, 사실 이 도는 그들의 신앙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cf. 5절). 오히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들과 공통된 소망입니다(15절).” ②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cf. 8절) 오히려 정결례를 행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내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적이 없으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고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도)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18-19절). 또한, 산헤드린 공회때도 이들은 나의 구체적인 죄를 찾지 못했으며 나는 단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했을 뿐입니다(21절).”

결국, 부활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앞으로도 바울은 ‘심판’과 관련하여 벨릭스 개인에게 전도할 기회도 갖게 된다(25절). 그러나 이런 신학적 문제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로마 법정의 권한을 한참 벗어나는 일이었다.

24:22-23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 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추가적 보고를 받기까지 재판을 연기한다. 한편 바울에게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 적절한 방식의 처우가 주어진다.

24:24-27 벨릭스가 송사를 2년 동안이나 미루며 AD 59-60년 베스도가 총독 후임으로 올 때까지도 바울을 방면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27절). 또한,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큰 돈을 만지는’ 사람(17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뇌물을 바랬고 그래서 그를 개인적으로 자주 불렀다(26절).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기회를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24절). ‘의(도덕)와 자기 절제, 장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세 번째 결혼한 벨릭스와 전남편을 떠나 재혼한 젊은 유대인 드루실라에게는 양심에 큰 찔림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바울은 세례요한과 같이 거침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것이다(cf. 눅 3:19-20). 그러나 벨릭스는 더 이상 깊이 듣기를 원치는 않았다(25절).




6. 바울이 베스도 앞에 서다(25:1-12)

25:1-5 베스도가 총독이 된 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아마도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원했을 것이며(cf. 9절) 그들의 관심사항인 바울에 대한 고소를 듣게 된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의 속 뜻은 2년 전 계획했던 것과 같이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었다(3절, cf. 23:12-22).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다. 도리어 자신이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길에 대표자들(권위 있는 자들)이 동행하여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고발하라고 말한다.

25:6-9 가이사랴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여러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정작 증거는 대지 못했다. 그리고 바울은“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하였다(8절). 여기서는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베스도는 이 날의 변호를 통해 바울이 고소 당할 심각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cf. 18-19절).

25:10-12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겠냐고 묻는다(9절). 이를 불리하게 생각한 바울은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주장하며 예루살렘에 아닌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한다. 당시 가이사는 네로(AD 54-68년)였으며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다.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자신의 상소 권리(‘프로보카티오’)를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더 큰 관심은 로마에 복음을 갖고 가는 것이었다.




7.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서다(25:13-26:32)

25:13-21 아그립바 왕은 헤롯 아그립바 2세로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립바 1세(12:1)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의 증손이다. 그는 부친의 영토 일부분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인 버니게와 동거 하였다. 그들이 베스도를 방문하여 여러 날을 머물 때에 베스도는 바울 고소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한다. 아그립바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판이 나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스도는 그를 통해 그 소송건을 로마로 이첩할 때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cf. 26절).

베스도와 아그립바의 대화 속에서 베스도는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에게 아무런 악행이 없으며 오직 ‘종교적 신념’[데이시다이모니아스]과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뿐임을 분명히 한다(18-19절, cf. 25절).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어떻게 이들의 대화를 알 수 있었는가를 논쟁 삼으며 이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다. 심지어 마샬도 그 대화는 누가가 추측하여 쓴 ‘극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이유는 없다.

25:22-23 아마도 아그립바는 이전에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 문제에 전문가’로서(cf. 26:3) 흥미를 느낀 그는 바로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베스도는 고위층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울을 불러와 비공식적인 심문을 시작한다.

25:24-27 베스도가 먼저 말을 꺼내는 데 그는 바울이 사형에 해당할 아무런 죄도 없다고 선언한다(25절, cf. 18절).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추가적 조사를 위해 그를 “특히 아그립바 왕” 앞에 세웠다고 말한다(26절). 베스도는 어떤 죄목도 없이 죄수를 보내는 것이 ‘불합리한’ 일임을 알았으며 어떤 경우든 황제에게 그 죄수와 함께 보고서를 보내야 했다.

26:1-3 아그립바는 바울이 변호할 것을 허락한다. 바울은 예의를 갖추고 아그립바를 인정하는 말로 시작한다. 아그립바는 독실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따라서 바울의 찬사와 어울린다(대럴 벅).

26:4-11 바울은 자신이 유대적 믿음의 열정적 옹호자였으며 기독교의 믿음이 유대교와 연속성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서전적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바울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파로서 생활한 사람이었다(5절).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까닭이다(6-7절).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 ‘조직신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도 처음에는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성도를 심하게 박해하였다가(9-11절)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죽은 자(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강조한다(16, 22-23절).

26:12-18 이 부분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로 사도행전에서는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다(cf. 9:1-19, 22:6-21). 전체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몇몇 상이한 부분들도 볼 수 있다(cf. 9장 해설의 표 참고). “해보다 더 밝은 빛”(13절)에 동행자들도 다 땅에 엎드려졌다. 예수님의 음성은 히브리어(아람어)로 들렸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라는 말이 더했졌다(14절). 가시채는 동물을 몰면서 찌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시가 달린 막대기다.

바울의 질문(“주님, 누구십니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고 바로 바울에게 소명을 전달한다. (아나니아와 관련된 사건은 생략한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본 일과 장차 보여주실 일에 대해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16절).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예수]를 믿음을 통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유산/분깃[클레로스]을 얻게”하는 것이다(18절, cf. 사 42:7, 16). “구원받는 방법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구절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칼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 열두 지파”(7절)가 바라는 바 이 소망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cf. 23절). 유대인들은 종말에 있을 부활을 믿었지만 바울은 이 종말의 첫 실체가 이미 왔다고 선언하는 것이다(Roloff).

26:19-23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2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바울의 증언의 핵심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 한 것”으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전하리라”는 것이다(22-23절, cf. 사 42:6, 49:6). 바울은 개인적인 간증에서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있다.

26:24-29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에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한다”고 말하며 바울의 진지한 증언을 무시한다. 그에게는 이 모든 말이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cf. 고전 1:23). 바울은 자신이 참되고 분별있는 말을 한다고 하며(25절) 이어서 ‘예수님의 사건’을 더 잘 알고 있을 아그립바 왕에게 묻는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cf. 8절) 그러나 아그립바는 바울이 자신을 전도하려 한다 생각하고 그의 질문을 받아친다(28절).

그러나 바울은 오늘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한다(29절). 이 날의 증언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담대히 예수의 그리스도되심을 증거했으며 “높은 자들”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6:30-32 모인 무리들은 바울의 적극적인 증거와 설득하려는 시도에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일어났다. 그러나 한 가지 공동된 의견은 바울이 어떤 범죄행위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여러번 반복되는 누가의 강조점이다. 아그립바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32절).






IX. 로마로 가는 길과 로마 사역(27:1-28:31)


1. 이달리야로의 여행(27:1-28:16)

이 여행기록은 언뜻보기에 신학적 의미는 적어보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마치 개인의 영웅 이야기 같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바울과 일행의 생명을 통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있다.

27:1-8 첫 국면과 어려움

‘우리’ 문장이 다시 시작된다. 누가는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한다. 로마 당국자들은 바울과 몇 죄수들을 항해로 이달리야에 보내기 위해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율리오)에게 맡긴다. 이 율리오는 아마 수리아와 유대의 예배 부대 백부장일 것이다. ‘우리’는 아드라뭇데노에서 온 개인의 배를 타고 항해했다. 거기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몬 24, 골 4:10)도 동행했다. 그 배는 하루 걸려 ①시돈 도착했고 그곳에서 율리오의 배려로 바울의 친구들의 대접을 받게 된다(3절). 또 거기서 구브로 섬을 끼고 동쪽으로 돌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시아의 항구인 ②무라 시에 이르렀다(4-5절). 그곳에서 다른 배(밀을 운반하는 배-38절)로 갈아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에 이르고 살모네를 거쳐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어렵게 ③미항에 도착하였다(6-8절).

27:9-12 바울의 개입 실패

그 항해는 이미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가장 좋은 조건에서 로마까지 5주정도 걸린다)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인 속죄일(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AD 59년에는 10월 5일이었다)이 지났기 때문에 겨울 항해는 위험했다(보통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가 중지되었다-cf. 28:11). 그래서 바울은 이번 항해가 화물과 승객들의 생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10절, cf. 21절).

바울의 이 경고는 신적 계시를 받은 것인가? 누가는 이를 언급하지는 않으며 바울의 주장이 선장과 선주의 주장과 반대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11절) 그가 나름대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럴 벅과 브루스는 개인적 경험에 의해 판단했다고 본다. 그도 그럴 것이 22절에서는 10절과 다르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작은 항구인 미항이 아닌 다른 그레데 항구 뵈닉스로 이동하여 겨울을 지내고자 한다. 이 항해는 하루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80km)였다.

27:13-20 폭풍과 희망 상실

부드러운 남풍이 불자 그들은 이를 좋은 신호로 여기고 출항한다. 그 항해는 짧은 항해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육지에서부터 ‘북동풍’(유라굴로)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14절) 배는 바람에 밀려 쫓겨 가다가 가우다 섬(미항에서부터 약 37km) 있는 데까지 왔지만 ‘스르디스’(모래톱)에 걸릴 것을 우려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 결국, 다시 풍랑에 쫓겨 가기 시작했다(17절).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으로 인해 심히 고생한 선원들은 짐들과 배의 기구들까지 버려야 했다(18-19절). 여러 날 동안 빛을 보지 못한 그들은 살 소망마저 잃었다(20절). 바다에서 별과 태양이 없이는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배의 장비들까지도 없는 상태이다.

27:21-26 바울의 개입과 예언

이 절망적인 순간에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cf. 23:11)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신에게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24절). 바울은 확신 속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배는 잃을 것이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있게 말한다(21-22절). 바울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재차 안심하라고 권하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나눈다(25절).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26절) 그 배는 결국, ‘한 섬’(멜리데라-28:1)에 걸리게 될 것이다.

27:27-32 배의 표류와 희망 상실

여행의 14일째 되는 밤에 이들은 지중해 중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이들은 약 765km를 표류한 것이다) 육지 가까이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배가 암초에 걸리는 것을 염려하여 네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린다(29절). 그런데 이때 선원들이 구명정(거룻배)을 내려 도망하고자 한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배에 있지 않으면 구조되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출항 전에는 바울을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도 이번에는 바울의 충고를 듣고 선원들의 행동을 저지한다(31-32절).

27:33-38절 바울이 식사를 권하며 개입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누구도 생명에는(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하며 격려한다(33-34절). 사람들은 바울을 말에 다 안심하였고 바울이 축사하고 떼어주는 빵을 받아먹었다(35-36절). 배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37절). 배부르게 먹고 배에 실려 있던 음식(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한다. 이제 육지에 오르면 다시 식량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다.

27:39-44절 파선

또 하루가 지나고 해안(모래사장)으로 된 만(④멜리데의 북동쪽)을 발견한다. 그곳에 대기 위해 다가갈 때에 이물(배의 앞부분)은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배의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갔다(41절). 이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 군인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그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육지로 헤엄쳐 가게 하였다(42-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결국, 남은 사람들도 모두 구조되었다(44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셨다. 바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28:1-2 바울과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현대의 말타 Malta)였다. 그곳의 원주민들[바르바로스]은 구조된 무리를 동정하였고 날이 차가웠기에 불을 피워서 영접했다.

28:3-6 바울이 모닥불에 나무 한 묶음을 넣으려 할 때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다. 이 광경을 본 원주민들은 그가 살인자이기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정의의 여신)가 그를 죽인다고 말했다(4절). 그러나 정작 바울을 그 독사를 불에 떨어 버렸고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cf. 막 16:18). 원주민들을 바울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지켜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도리어 그를 “신”(신적인 사람)이라 하였다(6절).

28:7-11a 그 섬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로마 이름)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8절). 이에 섬에 있는 다른 병들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 바울과 일행은 이 섬에서 지내는 3개월 동안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누가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열정적인 전도자가 이 좋은 기회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의 관심은 바울의 “사도적 행보”(사도됨의 표적-고후 12:12)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28:11b-16 겨울을 지내고 난 후(AD 60년 2월) 바울은 다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한다. 멜리데에서 ⑤수라구사 로 가서 3일을 지내고 ⑥레기온에서 하루 그리고 ⑦보디올(국제 도시로서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에서는 또한, 특별히 배려를 받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7일을 함께 머물렀다(지도 참고). 그 후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은 도보로 5일 거리인 로마를 향해 간다. 가는 길에 두 그룹의 형제들이 바울과 누가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다. 한 그룹은 로마로부터 69km 떨어진 압비오 광장까지 나왔고 다른 한 그룹은 로마에서 34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세 여관’)지 마중 나왔다. 바울은 그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15절).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이제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이제 바울은 ⑧로마에 도착했다.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 별도의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았다(cf. 30절, 서방 사본에는 “바울은 진영 밖에서 따로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2. 바울과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28:17-31)

28:17-22 로마에 도착 한지 3일 지나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가진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100만 정도로 추정하며 그중 2만~5만명의 유대인이 있던 것으로 본다. 바울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자신이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19-20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접한바가 없다고 하며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기 원한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22절) 바울로부터 그 정확한 내용을 들을 기회가 온 것이다.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다(cf. 28절).

28:23-28 바울이 가택연금되있던 장소는 많은 사람이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호기심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상이 어떤 한가 듣기 위해 모였다(cf. 22절). 바울은 유력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cf. 1:3, 8:12, 14:22, 19:8)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23절).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논쟁만하다가 흩어지는 분위기가 되었다(25a절).

바울은 마지막으로 책망하는 말투로 말한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마음이 우둔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cf. 사 6:9-10, 눅 8:10)이 맞다고 하며 “그런즉”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라고 말한다(25-27절, cf. 행 13:46, 18:6).

28:30-31 바울은 2년동안 가택연금되어 있었다. 비록 그는 이동의 자유는 없었지만 로마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주어졌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23절)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개념으로 시작(1:3)과 끝에 놓여 문학적 인클루지오를 이룬다.

3-4세기의 교회사가인 에우세비우스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 구금되었고 두 번째 구금 이후에 순교했다고 전한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딤후 2:9) 바울은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누가의 이 선택적 기록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시작과 계속을 강조한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선교사 바울이 2년이라는 기간을 한 집에 갇혀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물론 그는 이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보낸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기간이기도 했다. 존 스토트는 바울의 그 기간 중 쓴 네 개의 옥중 서신을 통해 훨씬 더 충분한 영적 유산을 후세에 전해 주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스토트는 사도행전 주석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누가복음이 열방의 선교에 대한 전망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선교사가 로마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 나가리라는 전망으로 끝난다.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했다는 누가의 묘사는 오늘날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넓게 열린 문을 상징한다. 사도행전은 오래 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존 스토트)









바울서신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바울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열세 편지다. 교회에 보낸 로마서·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에베소서·빌립보서·골로새서·데살로니가전후서와, 동역자에게 보낸 디모데전후서·디도서·빌레몬서가 포함된다. 배열은 대체로 긴 교회 서신에서 짧은 개인 서신으로 이어지며 작성 순서와 같지 않다. 이 편지들은 복음서가 증언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여러 지역 교회의 예배·교리·윤리·선교와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사도적 권위로 해설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바울서신은 특정한 교회와 사람, 실제 문제와 질문에 응답한 고대 편지다. 발신자와 수신자, 감사 또는 축복, 본론과 권면, 여행 계획과 문안이라는 편지 관습을 사용하지만 사도적 복음과 교회적 공공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구절을 독립된 교리 표어로 떼기 전에 편지 전체의 논증, 수신자의 상황,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한다. 목회서신을 포함한 바울 저작을 후대 익명의 교회가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쓴 위명 문서로 쉽게 돌리지 않는다. 서신의 자기증언, 개인적 세부와 초기 교회의 수용을 존중하면서 문체와 상황 차이를 바울의 긴 사역과 공동 저자·서기관의 역할 안에서 살핀다(카슨·무, 『신약 개론』 바울서신 및 목회서신 서론).




3. 전체 흐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죄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한 백성이 됨을 밝힌다. 고린도전후서는 분열·성·소송·은사·예배·부활, 약함의 사도직과 화목 및 연보를 복음으로 바로잡는다. 에베소서·빌립보서·골로새서·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연합, 교회의 일치와 기쁨, 형제됨과 화해를 보여 준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박해 중 거룩과 재림 소망을 가르친다. 목회서신은 바른 교훈과 직분, 예배와 돌봄, 복음의 전수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권한다.




4. 핵심 신학

바울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취하셨다는 소식이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행위로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를 근거로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칭의는 성화와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사랑으로 율법의 뜻을 이루며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롬 3–8장; 12:1-2).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구원의 지위를 차별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다양한 은사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으로 사용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주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롬 1:3-4). 그는 저주를 대신 지고 죄인을 속량하며, 십자가로 원수 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부활의 첫 열매로 성도의 몸의 부활을 보증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그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며,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장차 유업을 보증하신다. 복음은 개인의 내적 평안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거룩한 삶, 약자를 위한 자기희생, 열방 선교와 새 창조의 소망을 낳는다.




6. 읽는 방법

바울의 교리와 적용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명령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응답이지만, 은혜가 순종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로마서를 개인 구원 교리책으로만 읽어 12장 이후의 공동체 적용과 유대인·이방인의 일치를 약화하지 말고, 반대로 공동체 문제를 강조하다 이신칭의와 대속을 흐리지 않는다. 당시 문화와 직접 연결된 머리 덮개·음식·노예·가정 규례 등은 창조와 복음에 근거한 원리와 당시 표현 방식을 구별해 신약 전체와 함께 적용한다. 서신의 모든 ‘나’와 ‘우리’를 즉시 현대 개인에게 옮기지 말고 저자·수신자·이스라엘·교회의 문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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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성경 해설


로마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로마서는 바울서신의 첫 책이자 바울의 복음과 선교 비전을 가장 폭넓고 논리적으로 전개한 서신이다. 체계신학 논문처럼 깊지만, 실제 로마 교회의 유대인·이방인 성도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바울의 서바나 선교에 동참하도록 쓴 목회적·선교적 편지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끄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세워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신다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 준다.




2. 책명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7). 헬라어 사본의 전통적 표제도 ‘로마인들에게’라고 한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지만 바울은 교회를 제국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공동체로 호명한다. 책명은 저자가 로마에서 썼다는 뜻이 아니라 수신지가 로마임을 나타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밝히고, 더디오가 편지를 받아 적었으며 뵈뵈·가이오·에라스도 등 역사적 인물의 문안을 담는다(1:1; 16:1, 22-23). 바울 저작은 고대 교회와 현대 연구에서 널리 인정되며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직전이고 겐그레아의 뵈뵈를 추천하며 가이오의 집에 머문 정황을 종합하면, 제3차 선교 여행 말기 고린도에서 주후 56–57년경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행 20:2-3; 롬 15:25-26; 16:1, 23;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서론; 토머스 R. 슈라이너, 『로마서』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으며 오순절에 복음을 들은 로마 방문자들과 여러 경로의 신자들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행 2:10).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49년경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뒤, 네로 때 돌아온 유대계 신자들은 이방계 중심으로 변한 공동체에서 음식·날·율법과 정체성 문제를 겪었다(행 18:2; 롬 14:1–15:13; 수에토니우스, 『황제전』 「클라우디우스」 25.4).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여 오해를 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아 한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려 했다(1:10-15; 15:7-12, 22-29).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더글러스 J. 무의 큰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17은 인사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1:18–4:25은 모든 인류의 죄와 심판,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믿음의 칭의와 아브라함의 본을 설명한다. 5:1–8:39은 아담과 그리스도,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 성령 안의 새 생명과 고난 중 확실한 소망을 전개한다. 9:1–11:36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선택·긍휼·신실하심 및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다룬다. 12:1–15:13은 산 제사·은사·사랑·국가 권세·약한 자와 강한 자의 연합을 권한다. 15:14–16:27은 바울의 선교 계획과 동역자들의 문안, 경고와 송영으로 마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로마서의 중심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1:16-17).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언약적 신실하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구원 행위를 함께 드러낸다(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17).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죄 아래 있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워 자기 의를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3:9-26). 칭의는 믿음 자체나 성화의 성취를 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4:4-8; 5:18-19; 존 머리, 『로마서』 3:21-26).

칭의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지배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며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린다(6:1-14).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를 폭로할 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과 영화로 이끄신다(7:7-13; 8:1-30). 성화는 칭의에 보태어 구원을 완성하는 공로가 아니라 연합과 성령의 은혜가 낳는 필연적 열매다(6:15-23; 8:12-17). 하나님의 미리 아심·예정·부르심·칭의·영화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견인의 확신을 준다(8:28-3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혈통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다(9:6-18).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여 걸려 넘어졌다고 말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한다(9:30–10:13). 선택 교리는 냉정한 숙명론이나 전도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다(10:14-17; 11:30-36; 토머스 R. 슈라이너, 『로마서』 9–11장).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왕 노릇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와 의와 생명이 왕 노릇한다(5:12-21).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세계를 상속하게 한다(4:9-17).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지만, 새 언약에서 성령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자기 백성 안에 이루신다(7:7-13; 8:3-4).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며, 교회는 이새의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열방과 함께 찬양하는 한 언약 백성이다(14:17; 15:7-13).




8. 그리스도와 복음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1:1-4). 그는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이며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3:24-26; 4:25).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기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5:12–6:11). 부활하신 주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어 고백할 구원의 주이며 이새의 뿌리로 열방을 다스리신다(8:34; 10:9-13; 15:12). 복음은 개인의 죄책을 제거할 뿐 아니라 원수 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받아 서로를 세우고 열방 선교에 참여하게 한다.




9. 읽는 방법

로마서를 교리 체계를 정리하는 책으로만 읽거나 ‘교리편 1–11장, 실천편 12–16장’으로 완전히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깊은 복음 설명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12장 이후의 산 제사와 공동체의 변화·원수 사랑·공적 책임·약한 자와 강한 자의 연합·열방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변화된 삶은 복음을 받은 뒤 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 ‘제2단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최초의 응답에 뿌리를 둔다(1:5; 12:1-2; 15:7-13; 16:26;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2:1–15:13, 특히 12:1-2 해설). 그러므로 교리의 정확성과 복음이 빚어내는 몸의 순종을 함께 읽어야 한다.

14장의 약한 자와 강한 자 문제도 죄와 복음의 본질을 상대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 주신 성도를 음식과 날 같은 비본질적 문제로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권면이다(14:1-12;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4:1–15:13). 바울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진 ‘강한 자’에게 자기 자유를 과시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받아 주신 형제를 세우라고 요구한다. 적용은 교리의 약화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공동체적 성취다.

13장의 국가 권세는 모든 정부 행위를 무조건 승인하거나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백지 위임이 아니다. 권세의 정당한 직무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며 국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13:1-7;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3: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성도는 세금·존중·질서의 의무를 다하되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명령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에 악으로 맞서지 않으면서 선과 진리로 저항해야 한다(12:17-21; 행 5:29).

<특별 주제: 새 관점 논쟁과 이신칭의>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은 제2성전기 유대교가 단순한 공로 종교만은 아니었고, ‘율법의 행위’가 할례·음식법·안식일 같은 언약 백성의 경계표지를 포함하며, 칭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가족 형성과 관계된다는 점을 부각했다(E. P. 샌더스,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제임스 D. G. 던, 「The New Perspective on Paul」 및 『Romans』 3:20, 28). 이러한 역사적·공동체적 통찰은 유익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민족적 표지로만 제한하면 바울이 고발한 모든 인간의 죄와 행위 의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필요를 축소한다(1:18–3:20; 4:1-8;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3:20, 28).

개혁주의적 칭의는 법정적 선언과 언약 공동체의 형성을 경쟁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여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랑할 수 없는 한 백성으로 세우신다(3:27-30; 4:5; 5:18-19; 갈 3:26-29; 존 머리, 『로마서』 3:21–5:21). 선행은 칭의의 근거나 도구 또는 미래 판결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을 받은 참된 믿음에 나타나는 필연적 열매와 공개적 증거다(2:6-10; 6:1-14; 8:3-4; 12:1-2;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2:6-11).

<특별 주제: 로마서 7장의 ‘나’와 죄의 싸움>

7:14-25의 ‘나’에는 회심 전 바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또는 아담적 인간, 율법을 기뻐하지만 죄와 싸우는 성도라는 주요 견해가 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과 8장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실제 싸움은 회심한 자의 경험을 지지하지만, ‘죄 아래 팔렸다’와 ‘사망의 몸’이라는 강한 표현은 6장의 해방과 긴장을 이룬다(7:14, 22-25; C. E. B. 크랜필드, 『로마서』 7:14-25;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7:7-25).

따라서 본문을 성도가 죄의 지배 아래 그대로 있다는 근거로 쓰거나, 참 신자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왕권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남아 있는 죄와 싸우고, 승리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성령에게서 온다(6:6-14; 7:24–8:4, 23).

<특별 주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11:26의 ‘온 이스라엘’에는 역사 전체의 택함 받은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방인의 충만함 뒤에 일어날 유대 민족의 광범위한 회심이라는 주요 견해가 있다. 문맥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계속 구별하고 ‘그들의 받아들임’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마지막 때 유대인의 광범위한 복음 회심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예외 없이 구원되거나 그리스도 밖에 별도의 구원 길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11:12, 15, 25-32;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1:25-27).

감람나무 비유는 이방인 교회의 교만과 반유대주의를 금한다. 이방인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두려움과 감사로 서야 한다(11:17-24). 동시에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현대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신학 승인으로 바꿀 수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랑을 모두 닫는다(10:9-13; 11:30-36).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로마서 서론 및 본문 해설;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E. P. 샌더스,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제임스 D. G. 던, 「The New Perspective on Paul」 및 『Romans』; 존 파이퍼, 『The Future of Justification』; 토머스 R. 슈라이너, 『로마서』; 존 머리, 『로마서』; C. E. B. 크랜필드, 『로마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로마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로마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서문과 편지의 주제(1:1-17)


A. 송수신자란 (1:1-7)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1절), 선포하도록 받은 메시지(2-4절) 그리고 자신이 맡은 특별한 임무(5-6절)에 관해 말한다. 그 후 7절에서 수신자에 대해 언급한다. 송수신자란이 특별히 긴 이유는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쓰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은 로마서 외에 디도서와 빌립보서뿐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1절, cf. 5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직접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그분의 성육신과 부활을 포함한다.

3절의 “나셨고”[게노메논]라는 표현은 ‘낳다’ 혹은 ‘오다’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는 탄생의 의미에 더하여 존재의 변화를 내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더글라스 무, 84). “육신[사르크스]”는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신학 용어로 인간의 “연약하고 덧없는 성격”을 강조한다. 4절의 “선포되셨다”는 번역은 “임명되셨다”(was appointed, NET)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cf. 행 13:33). 이는 부활 이후에 비로소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위 또는 기능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세상에 대해 보다 권세 있는”(능력으로) 새로운 지위로 임명되셨다는 것이다(cf. 히 7:24-25). 논쟁이 있는 “성결의 영으로”(4절)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인성과 신성의 대조를 시사한다. (2) 순종적이고 성화된 영을 가리킨다. (3) 옛 시대와 대조되는 새 시대, 성령의 시대를 의미한다.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선호되지만 “성결의 영”이 성령님을 가리킨 적이 없다는 것이 해석의 걸림돌이 된다.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무 수행의 목표를 이방인들의 “믿음의 순종”에 있다고 말한다. “믿음의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Bruce, Hendriksen), “믿음인 순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Calvin, Cranfield).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거나 별개의 단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시 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더글라스는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인을 “로마에 있는 모든 자”(7절)로 밝힌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다.




B. 감사와 계기: 바울과 로마인들 (1:8-15)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8절), 그들을 방문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9-10절) 그렇게 하기 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11-15절).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는 것(11절),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13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15절)이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표현은 안수 등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다(impartation)는 의미는 아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통찰 또는 능력을 통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11절).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통해 피차간에 위로와 격려를 얻기 원한다(12절).

13절과 15절에 표현된 방문의 목적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열매를 맺는 일은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드러낸다(cf. 고전 9:16b).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지역까지 자신의 권위가 미침에도 불구하고 “남의 터 위에 건축”(15:20)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C. 편지의 주제 (1:16-17)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부정적인 표현 이면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방종을 유도한다는 비난(3:8, 9:1-5)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 단지 용서만을 선포하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닌, 온갖 종류의 악과 악행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뒤나미스]”이라고 선언한다. 바울은 “구원”을 단지 미래의 최종적 구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미 얻었으며(8:24, 엡 2:5, 8) 현재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빌 2:12)는 명령을 받지만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의 또 다른 강조점은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모든 비유대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미친다는 사실이다.

17절은 “왜냐하면,[가르]”로 시작되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현재형)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다. (1)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정의/공정성 혹은 언약에 대한 신실성으로 이해한다. (2)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의라고 본다. 이는 루터의 이해와 일치한다. (3)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킨다. 세 가지 해석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캐제만은 세 가지 의미를 담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력”으로 해석한다. 어쨌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견해와 차별되는 점이다.

바울의 믿음에 대한 강조 표현은 또 다른 해석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믿음으로 믿음에(from faith for faith)” 이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칼빈은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의를 더욱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바르트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고, 두 번째 믿음은 개인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병행표현(“사망/생명으로 좇아 사망/생명에 이르는”)으로 볼 때 이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더글라스, Barrett, Granfield). 이는 이어지는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으로부터 확증된다. 하박국의 인용구절은 그 문맥은 로마서와 다를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믿음이 관건이라는 요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믿음 개념이 ...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나 다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점을 신약의 ‘믿음’과 공유한다”(더글라스, 128).




1. 죄 아래 있는 인류: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1:18-3:20)






II.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 (1:18-4:25)

“바울의 복음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 편지의 첫 대단원(1:18-4:25)의 주제다. 하나님이 왜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행위를 보여 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은 믿음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패역했으며, 그 결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모면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다(1:18-3:20).

그러나 1:17을 부연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으로 삼음으로써 그 아들이 사람들을 이 곤경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의가 손상됨이 없이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3:21-26).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행위에 의해서도 할례에 의해서도 또는 율법에 의해서도 결코 획득될 수 없는 것이다(3:27-4:25).” (더글라스 무, 406)


1.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1:18-32)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복음에 관한 설명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그 준비로 보는 것이 좋다.

“죄가 바울이 이 단원에서 개진하는 바와 같은 지배자로 군림하는 세력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겸손하게 선물로-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받음으로써만 경험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원에서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죄 아래 묶여 있으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복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의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더글라스 무, 147, 150).

바울은 이 단원의 주된 대상인 이방인들의 반박을 예상하며 논리를 전개한다. 즉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해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 단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8-20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알리고 그 진노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21-31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결과(보응)를 말한다. 32절은 세 번째 부분으로 최후의 고발이다.

18절은 표제이다. 바울은 1:32절까지 일련의 동심원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하여 모든 사람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복음에서 빼려는 신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인격의 한 양상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진노는 필연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적 최후심판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작용과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날에 임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 만한”(19절) 지식을 어리석게 팽개치고 우상숭배 쪽으로 나가는 이런 죄의 행동은 모든 세대에 모든 개인에게서 되풀이된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으며(20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 보이셨다.

21절은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한정될지라도 사실적으로) 알지만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치우쳤다(23절). “이런 신앙들은 인간의 하나님 탐구에 있어서의 한 준비 단계이기는커녕 진리로부터의 후퇴를 뜻하며 ‘사람의 가장 극심한 부패의 증거’가 된다... 인간의 이 비극적인 ‘신 만들기’ 공정은 바로 우리의 시대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울의 말은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 못지않게 돈과 섹스와 명성을 자기네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더글라스, 168).

24절의 “그러므로”는 사람들의 배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즉 심판의 내용으로 이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는 말은 분명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형벌로서 ‘죄의 무서운 순환’에 빠져들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이는 또한, 에베소서 4:19의 설명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즉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는 것이다.

25절은 새로운 문장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런 면에서 25절은 26절의 이유가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는 23절과 24절의 패턴과 같다.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다. ‘부끄러운 욕심’은 26-27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순리를 거스르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리킨다. 그들은 이미 그 “그릇됨”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 최근 학자들은 바울이 일반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매춘만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은 “동성애의 행위를 참된 하나님 지식과 경배에서 떠나는 또 하나의 징표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배로 묘사하고 있음이 분명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원문에 따라) ‘여성 역할 동성애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28절은 죄와 보응의 인과적 관계의 세 번째 기술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가치한 마음”에 내버려두셨다고 지적한다. 29-31절은 그 결과로서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나열한다.

“신약에서 이런 종류의 것으로는 가장 긴 이 낭독의 목적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어주신 ‘상실된 마음’에 의해 저질러진 사회악의 대체적인 범위를 밝히는 데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폐해가 이렇게 우상숭배와 성도착 행위에 추가되어 그리스도 밖의 세계에 대한 바울의 스케치가 완성된다”(더글라스, 182).

32절은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폭로한다. 결국, 사람은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한적이나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되지만, 그 자연계시 자체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의 본성은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부정적이다.




2. 유대인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무가 있다 (2:1-3:8)

2장으로 넘어오면서 호칭이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단수로 바뀐다. 이는 가상의 상대와 대화하는 문학 양식(디아트리베 diatribe)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된 대화 상대는 유대인이다.

a. 유대인과 하나님의 심판 (2:1-16)

이 단락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받는 동일한 심판과 진노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으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2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5절)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믿지만,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악행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그들에게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6-11절과 12-16절은 앞에서 기소한 내용을 3인칭 복수 호칭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6절, cf. 11절) 심판하셔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 그리고 평강으로 보응하시며(7, 10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로 보응하사 환난과 곤고가 있게 하실 것이다(8-9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기에 이방인보다 유리한 유치에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사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12절) 망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했느냐 하는 것이다(13절, cf. 더글라스는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바르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도 자기 마음에 율법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14-15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발판 위에 놓는다. 한편 이방인들의 양심 안에서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는 생각들은 최후의 심판 때(16절) 드러날 평결을 예고한다.

b. 언약의 한계 (2:17-29)

이 단락에서 바울은 디아트리베 양식을 재개한다. 여기서는 3인칭 단수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다(17절).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하고 안다는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 교사이며 인도자라고 믿는다(17-20절, cf. 이 절들에 나오는 목록은 그 당시 유대인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헛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21-23절). 그들의 특권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한 그들의 특권인 율법의 소유도 육체의 할례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25절).

25-29절에서 “바울의 목적은 할례가 어떻게 언약과 관련하여 가치가 있는가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동적인 용서를 받게 해줄 방편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의 목록으로부터 할례를 제거하는 데 있다”(더글라스). 더글라스는 29절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엔 퓨뉴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에서 “영[퓨뉴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 즉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할례”라는 것이다.

c.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유대인의 심판 (3:1-8)

바울은 유대인이 선민으로서 갖는 특권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심판에 있어서 득이 될게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대인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저주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신실하신 분으로 인정되신다(4절).

3절의 수사적 질문은 바울의 것일 수도 있고, 바울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 혹은 한 사람이 질문하고 바울이 되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글라스는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5절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말에 대한 신실성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죄를 판단하실 때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7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했을 법한 질문을 하고 답한다. 유대인의 죄가 긍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참되심”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유대인에게 진노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바로 “결코 그렇지 않다”(6절)고 답변한다. 만일 그렇다면(죄에 대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죄가 긍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공의)을 드러냈다고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나 그런 생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려는 자들은 정죄 받아 마땅하다(7-8절).




3. 만인 유죄 (3:9-20)

바울은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1장 18절 이후 계속 개진하고 있던 교훈을 요약한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을 인용하며 죄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기술한다(10-18절, cf. 시 14:1-3, 5:9, 140:3, 10:7, 사 59:7-8, 시 36:1). 단락의 마지막 19-20절은 죄에 대한 보편적 예속의 결과를 언급한다. 그것은 곧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며,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임스 던은 “율법의 행위”(3:20)를 유대인의 ‘신분 확인 표지’와 ‘신분 유지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식 준수로 제한되게 해석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당시 이방인들을 배격하려는 혹은 이방인을 유대화시키려는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말 정도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왜곡시킨다. 결국, 20절의 “율법의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유대인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광의적으로는 19절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는다”는 표현과 연관하여 이방인의 모든 “선행”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율법의 행위’가 불충분한 것은 그것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동석할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어떤 사람도 행위를 그런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능력이 로마서 3장의 핵심에 깔려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을 정확히 이해했다”(더글라스, 311).




2.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다(3:21-4:25)


1.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의 (3:21-26)

“그러나 이제는”은 바울이 복음 해설의 새로운 국면 즉, 죄가 지배하는 옛 시대로부터 구원의 새 시대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21, 22절)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활동’(1:17)이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22절).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23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기에(19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한다.

24절의 “은혜로 값없이”와 “속량으로 말미암아”는 각각 칭의의 양식(공을 세운 것 없이 주어지는 의)과 칭의의 수단(값의 지불을 통한 방면)을 가리킨다. 25-26절은 구속 과정을 주도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공의)”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를 “화목제물/시은좌/속죄의 희생[힐라스테리온]"으로 “공시하셨다.” 25절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옛언약 안에서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유예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이다”(더글라스, 340).




2. “오직 믿음으로” (3:27-4:25)

더글라스 무는 3장 27-30절과 4장 1-17절 두 단락의 평행대구법을 발견한다.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다(3:27a)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4:1-2)

...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써이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기 때문에(3:27b-28)

...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4:3-8)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 아래 통일된다(3:29-30)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일된다(4:9-17)

a. “오직 믿음으로”: 화두선언 (3:27-31)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특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랑할 수 없게 만든다. “믿음의 법”은 차별 없이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한다.

제임스 던은 27-28절의 ‘행위(의 법)’와 ‘믿음의 법[노모스]’의 대조를 “유대인의 ‘신분 확인 표지들’이 두드러지게 되는 율법관과 율법을 믿음의 각도에서 보아 이방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율법관” 사이의 대조라고 주장하며(더글라스, 353)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와 “율법 외에”(21절) 믿음을 대조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의롭다 함을 받는 일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29-39절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확증해 준다.

31절의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에 대한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율법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율법의 “증거 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해석이 맞는다면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나 “성경”이라고 썼을 것이다. (2) 믿음이 율법의 정죄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임을 굳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의 역할은 성경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문맥과는 맞지 않는다. (3) 명령으로서의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가운데 율법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cf. 8:4).

b.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관련지어 상술 (4:1-25)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5-6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3, 9, 13, 20-22절)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의 “할례”(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났음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행위가 아닌 “죄의 가리어짐”(7절)을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의 복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부각한다. 행위와 믿음의 극명한 대조를 위해 칭의와 구원(“상속자가 되는 것” 13-16절)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주어짐을 강조한다(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3절)은 유대교의 해석자들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보상받을 만한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cf. 4-5절),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본래 그에게 없는 하나의 의를” 즉 의의 신분을 부여하신다는 의미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이다(cf. 7-8절). “칭의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일을 해서 정당하게 얻는 임금이 아니다”(더글라스, 370).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17절)로 믿었다. 이 표현은 “죽은 것 같은”(cf. 히 11:12)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를 통해 “많은 민족”을 낳은 사건(18-19절)을 반영한다. 17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4-25절). 즉 모든 신자는 죽은 자(예수)를 살리시며 생명 없는 자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25절은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칭의 사이의 신학적 연결을 보여 준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신원하고 그를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함으로써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경험한 죄를 이기는 지속적인 권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더글라스, 405).








III. 복음이 주는 확신: 구원의 소망 (5:1-8:39)

더글라스 무는 본 단원을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법으로 본다.

A 5:1-11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

B 5:12-21 이 확신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찾음

C 6:1-23 죄의 문제

C΄ 7:1-25 율법의 문제

B΄ 8:1-17 확신의 근거를 성령이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찾음

A΄ 8:18-39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


A. 영과의 소망 (5:1-21)

1. 칭의에서 구원까지 (5:1-11)

5장의 첫마디는 1-4장의 가르침을 요약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바울은 칭의의 선언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여 칭의를 “단번에 끝난 행위(a once-for-all act)”로 제시한다.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10절) 관계에서 화평(히브리어의 샬롬)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지니게 된다. 이 ‘샬롬’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을 정의하는 데 쓰이는 용어로(cf. 겔 34:25, 사 52:7, 54:1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해(6, 8, 10절) 주어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된다(2, 3, 11절).

3절의 환난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이 공격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왜 가난과 박해 등 온갖 어려움을 겪는가?” 바울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자는 즐거워하며 소망의 인내를 이룬다고 단언한다(4절). “고난이 이 축복들의 실재성을 뒤집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 자체가 바로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할 계기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서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해서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의기양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 자체에 ‘대해서’ 의기양양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즉 환난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더글라스, 422).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6, 8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소망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5a절, cf. 시 22:6, 25:3, 20, 사 28:16).

6절의 “기약대로(at just the right time)”에 대해 존 머레이(John Murray)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개입하시는 최후의 종말론적인 때’로 이해하는 반면, 더글라스 무는 Kasemann을 따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던 바로 그때에’로 해석하길 선호한다.

9-10절은 1-8절 전체의 요점을 병행적으로 되풀이한다. 이 구절은 점증적 논법 형식을 취한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 원수 된 자들을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신 일-을 이미 하셨다면, 그보다 쉬운 일-그들을 종말론적 진노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더욱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구절은 의롭게 된 자의 신분이 마지막까지 보증됨을 강하게 암시해 준다.

2.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 (5:12-21)

이 문단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최종적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의)의 행위와 그 결과가 아담의 불순종(죄) 행위와 그 결과를 완전히 극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12절). 12절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모종의 “법인” 혹은 “대표적” 성격으로 아담 “안에서 더불어” 죄를 지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cf.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해석은 많은 학자에 의해 지지되며, 이어지는 구절(15-19절)의 해석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15절), “한 범죄에 따른 심판이 정죄를 가져왔다”(16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 했다”(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18절).

13-14절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며 이 죄로 인하여 모세 이전 시기에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주장한다. 14절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예표)”이라고 할 때 예표(type)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린 종말론적 시대를 예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약의 인물, 제도 또는 사건들”을 가리킨다.

15-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예표론적 관계를 설명한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대표자로서 각자의 행위가 자기에게 “속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점은 아담은 자기에게 “속하는” 자들에게 정죄와 사망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는 칭의와 생명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대조되기 때문이다. 아담은 불순종(범죄)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순종(의로운 행위)하였다. 은혜, 선물, 은사와 같은 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알려준다.

18절은 이 문단을 요약하며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완전한 비교를 진술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은 18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의인이 되리라”(19절)는 표현은 법정적 용어이지 도덕적 용어가 아니다. 또한, 미래시제는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최종적 선언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기보다는 “계속 일어나는 의로워지는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부정적 역할을 강조한다. 율법의 목적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cf. 갈 3:19). “그러나 율법의 이 부정적 목적이 물론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아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구원사적 역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선물인 하나님의 법으로 남는다”(더글라스, 482).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20절). 이를 통하여 은혜는 신자의 삶에서 “왕노릇” 한다(21절).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어지는 문단에서, 특히 6장 15-23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B. 죄의 종노릇으로부터의 해방 (6:1-23)

1.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 (6:1-14)

1절에서 바울을 복음의 적대자들이 제기했을 법한 질문을 직접 제기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대답은 분명하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손해를 입고 죽었다는 뜻으로, 죽음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결정적인 분리를 의미한다(cf. 6, 9, 14절). 6장 전체에서 죄는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로 의인화된다. “죄 가운데 산다”(2절)는 말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산다는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러한 생활양식 가운데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양립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항구적인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위협의 하나로 남는다. 바울이 2절에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위협이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행동에 의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할지어다’라는 명령은 직설법의 ‘너는 했느니라’가 없다면 좌절감만 주는 덧없는 요구가 될 것이다”(더글라스, 496).

3-4절의 “세례받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성령세례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물세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into[에이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의 축약형이라고 보는 견해(Beasley-Murray)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공간적(spatial)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Murray, Ridderbos)가 있다. 더글라스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cf. 갈 3:27, 롬 6:5).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된다”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옛 생명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한 은유로 이해, (2)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하며 세례를 옛 생명과 결별하는 매개하는 수단으로 이해, (3) 그리스도가 장사 되는 데 신자가 “함께” 참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cf. 골 2:12, 더글라스는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4-5절, 8절, cf. 더글라스 무는 5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미래적 표현이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는 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옛사람(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6-7절). 6절에서 “죄의 몸”은 육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Gundry의 주장) “우리 주위의 세상과 교섭할 수 있는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것이다(더글라스, cf. 12절의 “죽을 몸”도 마찬가지다).

9-10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갖는 의의를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11-13절). 11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어구는 새 생명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12-13절의 명령은 14절의 직설법(“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이 없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더글라스는 13절의 “지체”를 “타고난 재능들”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조적 문장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으로 볼 때 지체 또한, 한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제유법으로 보는 것이 낫다. 14절에 나타난 “법[노모스]”과 “은혜”의 대조는 “구원사적 권능 또는 영역”의 대조를 나타낸다(cf. 고전 15:56).

더글라스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한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이득을 사유함으로써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문단에서 시제의 일치를 이용하여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는 시제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은 것과 구별된다(그러나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활동케 하지 못하면 생명의 거룩함은 질식될 수 있다.” (p.539)

2. 의를 섬기도록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다 (6:15-23)

15절의 질문은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원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 역시 강한 부정이다.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사람이 “법 아래”(14, 15절) 있지 않다면 방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번 단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하는 권능만 아니라 “예속하는 능력”도 있음을 강조한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강조한다(16-18, 22절, cf. 18, 22절에서 “해방되다”와 “종이 되다”는 동사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점을 드러낸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 받는 자의 종이 된다(16절). 죄의 종일 때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사망에 이르렀지만(19, 21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의(16절, ‘도덕적 의’)와 영생에 이른다(22절).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한다(19절).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명령법’은 ‘직설법’에서 생기고, ‘직설법’을 반영한다”(더글라스, 558).

23절은 6장 전체의 클라이맥스다. 죄가 거두는 형벌인 사망은 받아 마땅한 것으로서 삯으로 표현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생명과 대조된다.




C.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7:1-25)

1.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7:1-6)

이 문단은 7장의 요점을 담고 있다. 2-3절은 “죽음은 사람을 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일반원리(1절)를 혼인 관계를 들어 예증한다. 만약 남편이 죽는다면 부인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간음이 되는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2-3절).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4절, cf. 2-3절의 비유의 세부 사항들은 4절의 적용과 정확한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아마도 바울은 죽으면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단 하나의 요지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5-6절). 5절에서 바울은 “죄가 되는 정욕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로마서 3:20, 4:15, 5:20을 반영한다. 6절의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의 대조는 옛언약(시대)과 새 언약(시대) 사이의 대조다.

“율법의 구속력 혹은 통치권”에서 벗어났다는 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이 신자의 삶에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cf. 이러한 주제는 앞으로 13:8-10 등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의 역사와 경험 (7:7-25)

이 단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5절)는 상황과 “율법 조문의 묵은 것”(6절)으로 섬기는 것의 상황을 설명한다. 또한, 이 단락은 하나님의 “선한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도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나”의 신원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다(바울 자신, 아담, 이스라엘, 모든 일반인 등). 그러나 더글라스는 “나”가 “이스라엘과 연대한 바울 자신”이라고 보지만(cf. 특별히 9절의 “계명이 이르매”는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본다), 이 단락의 중심 화제가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론이 아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의 신원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중심 요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 율법의 도래 (7:7-12)

이 단원에서 바울은 죄가 어떻게 사망을 가져오기 위해 율법을 이용했는가를 보여 준다. 본래 율법은 선한 것이며(12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7절), 죄는 율법을 “교두보/작전 기지”(‘기회’로 번역됨)로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내며(8절) 결국, “나”를 속이고 죽인다(10-11절). “이렇게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죽였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일어난 것일지라도(5:20과 갈 3:19-26 참조), 이것이 기여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죄 아래 매여’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생명과 구원을 주실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약속을 바라볼 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더글라스, 604).

b. 율법 아래에서의 삶 (7:13-25)

이 단원에서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는 “마음”과 죄의 법에 굴복하는 “육신”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묘사한다. 분명히 바울의 초점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민족의 상황에 있지만(cf.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21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22절)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전형적인-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나”에게 어떻게 사망을 가져오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한” 계명은 죄를 엄격히 규정함으로 죄의 참모습을 드러낸다(13절). 14절은 문제는 “신령한” 율법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나”이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나’지, 분명 율법이 아니며, 죄도 아니다. 죄로 하여금 그것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요 나의 ‘육욕’이며, 죄 아래 놓여 있는 나의 무력함이다. ‘죄’는 나의 실존에 침투하여 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분열된 인간으로 만든다”(더글라스, 619).

크랜필드는 “죄 아래 팔렸다”(14절)는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더글라스는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 6장의 가르침(“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고”-2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18, 22절)과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나오는 “나”는 비그리스도인의 죄의 노예 상태를 가리킨다고 본다.

17절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표현은 마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만 바울의 요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또 하나의 인자(“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다(17, 20절). 바울은 죄가 나쁘고 자신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18절).

22-23절은 15-20절의 주관적으로 묘사한 갈등을 객관적인 용어로 재진술한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22절)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글라스는 “속사람”은 구원사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면과 대조되는 “정신적, 영적인 면”을 가리키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도리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표현이 “나”가 비그리스도인임을 더욱 증명한다고 본다. 그러나 더글라스가 강조한 것처럼 이 단원은 “나”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마음”과 “육신”의 투쟁을 묘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4-25절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한탄과 소망을 표현한다. 25절 전반부에서 감사의 고백 후 다시 자신의 죄의 노예 상태를 기술하며 마친다는 것은 그 감사가 여전히 미래적 승리를 내다본다는 것이다. 이제 8장은 “죄의 노예” 상태와 대조되는 “죄에서의 해방”을 묘사할 것이다.




D. 성령 안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 (8:1-30)

1. 생명의 성령 (8:1-13)

8장의 첫 문단은 5:12-21의 결론(영생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던 정죄와 사망을 대신한다)을 재천명한다.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때문에 가능하다. 바울은 7:6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고 언급한 것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문단의 주제는 “생명”이다. 문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죄함이 없다”(1절)는 표현은 신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나타내며, “생명의 성령”이 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들이 적용되게 하며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2-4절). 5-9절은 성령과 대조적으로 육신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신자의 몸은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10-11절). 12-1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선물은 거룩함 속에서 오직 점진적으로 그 영생이 얻어진다는 보충적인 진리를 말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더글라스, 647).

1절의 “정죄[카타크리마]”는 “판결” 자체보다 판결에 따르는 형벌을 가리킨다(BAGD, Bruce). “성령의 법(구속력 있는 권위)”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지배 영역으로부터 해방이 “정죄”로부터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2절). 신자들이 더 이상 “정죄 되지” 않음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ἐ𝜈, in) 죄가 이미 “정죄” 되었기 때문이다(3절, cf. RSV). “죄의 정죄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의 심판을 자기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 집행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더글라스). 3절과 이후 절들에 나오는 “육신”은 사람의 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현세 지향적 성향”을 가리킨다(더글라스, 655). “죄로 말미암아[페리 하마르티아스]”(3절)는 칠십인역에서 많은 경우 희생(속죄제)을 가리킨다.

“죄에 대한 완전한 정죄 선고를 집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량을 정할’ 죄의 권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셨다(2절). 우리의 죄가 받아 마땅한 정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인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으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1절)”(더글라스, 159).

더글라스는 “육신을 좇아 행하는 것”(4절)은 세상의 “현세적”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것”(4절)은 “새 시대”의 지배 아래서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665). “육신에 있는 자들”(8절)은 분명히 비신자를 가리키며, 그들은 영을 좇아 행하는 신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육신의 생각/마음/심적 성향/태도[프로네마]”을 따르며(6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7절) 사망에 이른다(6절). 5-9절은 “영을 좇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에 의해 해방된 자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신자들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 해방되는지 혹은 됐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들(4절)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어떤 필연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10절의 “몸은... 죽은 것”이라는 표현은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육체가 죄로 인하여 일어난 상황을 묘사한다. 그러나 11절에서는 그 “죽을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10절)에서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RSV, NIV, NASB) 성령을 가리킨다(NRSV, REB, TEV, ESV). 8장에서 “영”[프뉴마]은 시종일관 성령을 가리킨다(cf. 16절의 “우리의 영”만 유일하게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12절의 한글개역개정 번역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13절의 “죽다”와 “살다”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닌 신학적 의미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써”만 이루어진다.

2. 양자의 영 (8:14-17)

이 문단의 주도적인 개념은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종말론적 생명을 경험하며, 동시에 “옛 영역” 속에 살며 긴장을 경험한다.

14-15절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행위)으로써 생명을 획득할 것이라(13절)는 오해를 불식시킨다. 이미 신자는 “양자의 영”을 받고 그 영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16절의 두 번째 “영[프뉴마]”은 “우리의”로 수식함으로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17절은 “상속자” 개념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 됨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아직 입양의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함을 드러낸다(cf. 갈 4:1-7). 그리스도의 영광의 유업에 동참하는 일은 오직 그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17절).

3. 영광의 영 (8:18-30)

이 문단과 5장 1-11절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신분과 장차 누리게 될 축복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며 병행한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린다(23절). 이 소망은 보장된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며 현재의 고난을 참음으로 견디게 한다(24-25절, cf. 벧전 1:4-5, 고후 4:17-18).

18절의 “현재의 고난들”은 박해뿐 아니라 질병, 경제난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포함한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19-22절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자녀들”의 신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마지막 날을 고대한다고 말함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무게를 역설한다. 20절의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cf. 창 3:17-18).

23절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축복과 구원의 새 시대로 옮겨졌지만, 성령은 ‘처음 익은 열매’일 뿐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옛 시대와의 완전한 절연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을 슬프도록 의식하게 만든다... 우리의 양자 됨에 있어서의 이 마지막 요소는 ‘우리 몸의 구속’이다”(더글라스, 711).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도우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말할 수 없는/무언의 탄식”으로 간구하신다(26-27절, cf. Morris와 같은 학자들은 “탄식”을 신자의 탄식 혹은 방언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28절은 앞 절과 연속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성도의 고난 가운데(18, 23-25절)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 간구하심으로(26-27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은 단순히 세상적인 부와 행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어지는 절과 비교할 때, “선”은 “그 아들의 형상”(29절)을 닮아가는 것이다(Robert Mounce).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29-30절).

29-30절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미리 아시고[프로기노스코]”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프로기노스코]는 단순히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관계를 맺고 있다’ 혹은 ‘미리 선택하거나 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본받게 하고, 칭의와 영화를 허락하기 위해 누군가를 “미리 선택하고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거한다. 그러나 변함없는 현실주의자인 바울은 그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까지는 오랜 세월-고통, 불안, 곤고, 재난으로 가득 찬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기도 한다”(더글라스, 732).




E. 신자들의 안전 보장 경축 (8:31-39)

바울은 법정적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31절), 누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자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33-34절). 사법적 이미지 속에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신다.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증언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앤튕카노](3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35절). 성도는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죽음을 직면할지라도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승리한다”(35-37절).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강하게 어필한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 일과 장래 일” “능력들” “높음과 깊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증명된(32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38-39절).






IV. 복음에 대한 변론: 이스라엘의 문제 (9:1-11:36)


A. 서문: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곤경 사이의 긴장 관계 (9:1-5)

바울은 여기서 급격한 전환으로 “골육의 친척”에 대한 근심을 표현한다. 유대인의 절대다수가 복음을 믿지 않았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4-5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구속사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어지는 단원들을 통해 복음이 구약의 구속사를 이을 뿐 아니라 구속사를 완성한다고 가르친다.

4절의 “양자 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에게 적용되는 용어(8:15, 23)와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바울의 방식이다”(더글라스, 766).

5절 후반부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뉜다. (1) “그는”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NRSV, NIV) (2) 그리스도와 별개로 하나님에 대한 독립된 고백(RSB, NEB). 교부들과 고대 번역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첫 번째 번역을 선호했다. 헬라어 사본들은 두 번째 해석을 좀 더 지지하는 듯하여도, 문맥과 바울의 글쓰는 방식을 고려할 때 첫 번째 해석이 더 유력하다(cf. 더글라스, 772-774).




B. 약속에 대한 정의(1):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9:6-29)

이 문단들이 개인의 구원 문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민족의 선택과 연관하여 ‘어떤 개인’을 이용한 방식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cf. 특히 24-29절). 또한, 여기에 나오는 “후손” “약속의 자녀” “여기심을 받다” “부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등의 표현들은 다른 곳에서 개인의 구원에 부단히 적용되는 표현들이다.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그의 목적들을 달성하시는 데 서로 다른 개인 또는 국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느냐의 문제다”(더글라스, 797).

1. 이스라엘 내의 이스라엘 (9:6-13)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바울의 변론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들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 “[육신적]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6절, cf. 27절). 즉 구원은 유대인의 생득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8절)를 씨로 여기셨으며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셨다(13절). 이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심이었다(11절, cf. 11장 6절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됨이라고 가르쳐 준다).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사람의 어떤 행위나 반응 혹은 “예견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뜻에 있음을 보여 준다(cf. 웨슬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 선택의 기준에 대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논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3절의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의 반의로서 야곱에게 주신 특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거절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더글라스, 798).

2. 반론에 대한 답변: 하나님의 자유와 목적 (9:14-23)

이 문단에 나오는 두 가지 반론은 바울의 전도사역 중에 빈번히 들었을 항변들일 것이다. (1) 만약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니냐(13절)는 질문이다. (2)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 없는 것 아니냐(19절)는 반문이다.

바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구약성경을 인용하며(15, 17절) 단호하게 대답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긍휼히 여길 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15, 18절). 그것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16절)께 달린 것이다. 17절의 바로에 관한 인용(출 9:16)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스클레뤼노]” 하실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에서를 미워”하신 것(13절)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어떤 학자들(Lenski, Morris, Klein, Fitzmyer 등)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이 먼저 스스로 강퍅하게 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두 번째 질문(17절)에 대해 바울은 일련의 수사적 질문으로 답한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강퍅하게 하심에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cf. 9:30-10:21)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즉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한다. 인간은 진흙 한 덩이로 만들어진 토기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다(cf. 사 29:16). 토기는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반박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20절).

더글라스는 22-23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한다.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용하신 목적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특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 너희가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바울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전연 다르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판단해야 할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하심을 해명하거나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없으시다. 물론 사람은 누구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 하나님이 새 백성을 부르심: 이스라엘과 이방인 (9:24-29)

이 문단에서 바울은 호세아(호 2:23, 1:10)와 이사야(사 10:22-23, 1:9)의 글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6-13절의 주제(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포함되는 유일한 기준이다)로 돌아간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호세아서 인용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증거한다.




C. 이스라엘의 곤경에 대한 이해: 구원사의 클라이맥스로서의 그리스도 (9:30-10:21)

9장 30절에서 33절을 앞의 단락과 연결하고 10장 1절을 새로운 단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더글라스는 몇 가지 이유로 현재와같이 단원을 구분하고 이를 9-11장의 큰 논의에서 살짝 벗어난 부기로 이해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9:30)라는 질문은 로마서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현이다(cf. 4:1, 6:1, 7:7, 8:31, 9:14).

바울은 9:6-13, 24-29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 9:30-10:21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반응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논의한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구약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1.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의 (9:30-10:13)

바울은 1-4장에서 언급되었던 법정적 의미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신분”이라는 의미로서의 “의”를 다시 키워드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왜 이방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반면, 유대인의 대부분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a. 하나님의 의와 “의의 법” (9:30-33)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나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의를 얻지 못했다.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사 8:14)이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본질을 말해 준다.

31절의 “의의 법”을 “의를 약속하는 모세의 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법의 요구를 자신들의 행위로 충족하여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10:4)이 되신 그리스도를 저버렸다.

b. 하나님의 의와 “그들 자신의 의” (10:1-4)

이 문단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대조한다(3절).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의다(3:21-22).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내비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4절의 “율법의 마침[텔로스]이다”는 말은 ‘율법을 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는 일은 끝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Hodge, Morris, Murray, Longenecker). 그러나 더글라스는 구문분석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게 할 목적으로 율법의 마침/목적이 되신다’로 해석한다(cf. 마 5:17). 이는 현대의 대부분의 영역본 해석이다. 더글라스는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법”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법”을 끝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믿는 자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되는 법에 매인다(cf. 갈 6:2, 고전 9:19-21).

c. 복음과 율법 (10:5-13)

이 문단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한다(cf. 빌 3:9).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명한다. 사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30:12-14의 본래 문맥은 하나님의 “명령”(신 30:11)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바울은 “명령”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바울은 구약의 이 본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주석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는 계시를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한다”(더글라스, 883).

“믿음의 말씀”(8절)은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입’과 ‘마음’에까지 가까이 왔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9-10절)이 이를 증명한다. 9-10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두 가지를 나누어 구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하나이며 신명기 30:14(롬 10:8)의 수사적 표현을 반영한 것이다.

11-13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음을 구약의 구절을 통해 증명한다(cf. 사 28:16, 욜 2:32).

2. 이스라엘의 책무 (10:14-21)

이 문단의 요지는 유대인들은 이미 보냄 받은 자들에 의해(15절) 복음을 들었기에(18절) 믿지 않은 것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알았다(19절).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16절).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 반응이 그들의 책임인 것을 분명히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가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예언)임을 밝힌다(19-21절, cf. 신 32:21, 사 65:1-2).




D. 요약: 이스라엘, “선민” 그리고 “완악해짐” (11:1-10)

이 문단은 이스라엘의 과거 및 현재에 관한 논의(9:6-10:21)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논의(11:11-32) 사이의 전환 기능을 한다.

바울은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확언한다. 왕상 19:10, 18절을 인용하며 “남은 자” 사상을 전개한다. “하나님의 남은 자 보존은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을 대하심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백성의 미래를 위한 소망의 보증이기도 하[다]”(더글라스, 913).

2절의 “그 미리 아신[프로기노스코]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5절)을 강조한 표현이다(cf. 8:29). 강조는 6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은혜”에 있다. 6절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할 때 행위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체의 행동을 가리키며, 결국, 이 구절은 사람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cf. 4:2-8, 9:10-16).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5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7-10절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루며 그들의 마음이 강퍅해졌다고 말한다. 7절에서 이스라엘이 구했지만 얻지 못한 것은 “의”를 가리킨다(cf. 9:30-31). 또한, “우둔하여졌다”는 수동태 동사는 완악하여 짐을 표현하며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되었음을 강조한다(cf.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8-10절에서 이스라엘의 완악해짐에 대해 구약(신 29:4, 사 29:10, 시 69:22-23)을 인용한다.




E. 약속의 정의(2): 이스라엘의 미래 (11:11-32)

1. 이스라엘이 거부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 (11:11-15)

11절과 12절의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11절의 수사적 질문은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 불능의 영적 파멸에 이르러 그들의 특별한 자리를 영원히 잃었느냐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목적하고 계시다.

12절 말미의 “충만함[플레로마]”은 ‘충분한 분량’(양적인 의미), ‘완전함/성취’(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플레로마가 아마 명시적으로는 질적인 의미를 -‘충만’으로- 갖겠지만, 그 문맥과 25절과의 병행은 이 ‘충만’이 숫자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소수의 남은 자로 축소되는 현재의 이스라엘의 ‘패배’가 훨씬 더 많은 참된 신자의 추가로 역전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해진 ‘충만’일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더글라스, 930).

11절과 14절의 “시기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간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회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14절).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방인을 향해 말함으로써 16절부터 이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적용한다.

15절은 12절과 함께 유대인의 넘어짐/버림받음이 이방인/세상의 유익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결국, 절망의 상태를 극복하고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언한다. 그러나 강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에 있다. 수동태의 사용은 이러한 사실을 확증한다. 버리시는 분도, 받아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23절).

2.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호 관계: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 (11:16-24)

이제 바울은 뿌리와 가지의 은유를 통해 이방인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랑과 교만을 경계시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이방인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다(21절). 이방인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20절, cf. 3:27-4:5).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22절).

16절에서 “첫 열매(‘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번역됨)”와 “뿌리”는 이스라엘 족장들을 가리킨다(cf. 28절).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3. “온 이스라엘”의 구원(11:25-32)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밀로 소개함으로써 각별한 관심을 유도한다. 이방인의 “충만함”(12절)이 들어온 후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25-26절, cf. 눅 23-24).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다. (1) 택함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킴 (2) 이스라엘 국민을 가리킴 (3) 이스라엘 내의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첫 번째 해석은 교부들과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지지했으나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해석은 로마서 9-1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모두 종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한편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명백히 택함 받을 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세 번째 해석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더글라스는 세 번째 해석을 가장 지지하면서도 “온 이스라엘”은 ‘어떤 특정의 시점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법인의 실체’를 가리킨다고 본다.

26절은 이사야서 59장 20-21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27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29절).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하여(for your sake,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된 자리,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28, 3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로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다(29, 31절).

30절과 31절의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32절의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만 따로 떼내어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오리게네스가 이러한 주장을 했으며 현대에는 Dodd가 지지한다. Cranfield와 Dunn은 만인구원론이 배제될 수 없다고 말한다.




F. 결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찬양 (11:33-36)

바울은 9-11장에서 논의한 선택의 비밀과 이스라엘의 장래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는다.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 그분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원천(ek), 생명줄(dia), 목표(eis)라고 인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언어를 ‘야웨’께 적용했으며 바울은 이를 차용했을 것이다(더글라스, cf. 고전 8:6).






V.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품행 (12:1-15:13)

로마서의 이 마지막 대단원은 권면과 명령들로 채워진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영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이라고 촉구한다.

“변화된 삶을 살라는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제2단계가 아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첫 응답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서의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복음의 불가결한 요소를 빠뜨리는 셈이 될 것이다”(더글라스, 1002).


A. 문제의 핵심: 완전한 변혁 (12:1-2)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도의 할 바를 권면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바울이 하는 권면의 근거일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으로 몰고 간다”(더글라스, 1008).

바울은 제일 먼저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다. 여기서 “드리라”[파리스테미]가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번에’ 드리라는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은 필시 성도의 전인격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는 강조일 것이다. 로마서 6:13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기켄 라트레이아]이다. ‘로기켄 라트레이아’에 관하여 Barrett과 Bruce는 ‘생각과 마음이 포함되는 예배’로 이해하며, Dunn은 ‘신령한 또는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드리는 예배’로 이해한다. Chrysostom과 Fitzmyer는 짐승에게 바치는 ‘불합리한’ 예배와 대조되는 ‘합리적인/상식에 맞는 예배’로 해석하며, Cranfield같은 학자는 ‘경우에 맞는’이라는 의미에서 ‘분별력 있는’ 또는 ‘논리적인’으로, 진리를 참으로 이해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배를 가리킨다고 본다. 더글라스는 TEV의 번역(“true worship”)을 지지한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성도는 “이 악한 세대”(갈 1:4)에서 건짐을 받아 “아들의 나라”(골 1:13)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러나 성도는 아직 “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대의 “틀에 박히게 하는”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더글라스). 이 일을 위해 성도는 모든 사고방식이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것”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의 ‘재구성(re-programming)’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에 갈수록 더 많이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다”(더글라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반전되어 하나님의 뜻(도덕적인 방향)을 “합당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더글라스).




B. 겸손과 서로 섬김 (12:3-8)

3절은 “for”로 시작함으로써 1-2절과 연결한다. 즉 이어지는 문단은 변화된 생활방식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문단의 핵심 명령은 “건전한 방식으로 자기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4-8절은 이 명령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통일성 속의 다양성, cf. 고전 12:12-27).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cf. 더글라스는 “믿음의 분량”을 Barrett(하나님의 은사 분배)과 Schreiner(믿음의 양)의 해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동일한 분량으로 나눠주신 같은 척도라는 해석을 지지한다).

예언의 은사와 관련하여 신약의 예언은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정보를 공동체에 공포하는 것을 포함했다(cf. 고전 14:3, 24-25, 30). 예언은 믿음, 즉 우리가 믿는바(칼빈)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크랜필드)에 “정비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8절의 “위로하는 자”는 “권면하는(12:1) 자”로도 번역될 수 있으며 “구제하는 자”는 “나눠주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성실함”으로 나눠주라는 말은 다른 뜻을 품지 말고 한마음으로 주라는 뜻이다.




C. 사랑과 그 표현들 (12:9-12)

바울은 여기서 여러 가지 짧은 교훈들을 논리적 흐름과 관계없이 나열하는 듯하다. 이 교훈들은 다양한 텍스트와 전승을 반영한다(구약, 예수의 교훈, 초기 기독교 입교자를 위한 교육, 유대인의 격언 등).

더글라스는 9절의 시작을 NRSV를 따라 “사랑[아가페]은 거짓이 없게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번역하길 선호한다. 순수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이다. “사랑이 개인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거나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할 때,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더글라스).

더글라스는 10절과 1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 서로 사랑하기를 충심으로 하고 존경을 함에 있어 서로 앞서도록 하라. 열심을 냄에 있어 게으르지 말라. 영으로 불붙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형제 사랑[필라델피아]’과 ‘우애하고/충심으로 하고/헌신적인[필로스토르고이]’이라는 가족관계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확대 가족으로서의 교회관을 나타낸다. 11절의 “영으로”에 대해 더글라스는 칼빈과 바렛을 따라 성령으로 이해한다.

14절은 특별히 박해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마 5:44, 눅 6:27-28)을 따르는 것이다. 15절도 기독교 공동체 외부인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일 수 있겠으나(크리소스톰) 고린도전서 12:26과 비교해 볼 때 아마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적용인듯하다(Murray).

17절에서는 다시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실천으로 다시 돌아간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성도는 원수를 갚아 주겠다는 태도가 아니라(19절) 도리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는(18절, “가능하면 너희에게 달려 있는 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17절). 이것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21절). 20절은 잠언 25:21-22을 인용한 것이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개념(크리소스톰, Schreiner, John Piper)으로 이해하는 쪽과 원수에게 수치심과 후회를 안겨 주게 된다(어거스틴, Cranfield, 더글라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쪽으로 갈린다.




D. 그리스도인과 세상 지도자들 (13:1-7)

바울은 당신 로마 정부의 권세들을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극단주의를 대응한다. 그들은 아마도 12장 2절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오용하고, 옛 시대는 지나갔고 새 시대, 영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세속의 권세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가 시작된 뒤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일반 은혜를 베푸심으로 결혼과 정부와 같은 일정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다. 12장 19절의 ‘하나님의 원수갚으심’은 정부의 법집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엑수시아]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이고(1절, cf. 단 4:17) 두 번째는 그들은 선에 보답하고 악을 벌하는 하나님의 “하인”[디아코노스]이라는 사실이다(3-4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2절). 그러나 성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복종해야 한다(5절, cf. 롬 2:15 양심).

“기독교인이 정부에 복종할 ‘필요’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현실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섭리적으로 관장하신다는 통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한 복종은 새로워진 마음에 의해 발견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의 일부다”(더글라스, 1076).

이 단락의 분명한 강조점은 세상의 권세라고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데에 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대치 될 때는 순교의 각오로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cf. 행 4:18-20) 여기에서 강조점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일관되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cf. 벧전 2:13-17)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에 어떤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를 거부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요구를 복음에 비추어서 평가해야 한다”(더글라스, 1084).

6-7절은 권세에 복종하는 일의 하나로서 세금을 바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cf. 막 12:13-17). 납세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실제로 AD 58년에는 세금 반란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그러나 대정부에 대한 초대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7절 마지막의 “존경할 자”란 문맥상 당연히 정부의 관원을 가리킨다.




E. 사랑과 율법 (13:8-10)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으로서, 복음 중심적인 삶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한다(cf. 갈 5:13-14).

8절 전반부에 대해 더글라스는 오리겐의 글을 소개한다. “너희의 변제되지 않는 유일한 빚이 사랑의 빚-너희가 완전히 갚으려고 항상 시도는 하고 있어도 절대로 갚는 데 성공하지 못할 빚-이 되도록하라.” 9절의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39-40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조하셨던 말씀이다. 바울은 이 말씀에 구약의 명령들이 요약된다고 말한다. 10절의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기독교인은,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행하는 기독교인은 율법을 그 절정 즉, 그 종말론적인 완성에 이르게 했다는 뜻”이다.




F. 낮의 빛 가운데서의 삶 (13:11-14)

11절과 12절 전반부는 “그 시기[카이로스]”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자다가 깰 때이며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완료형) 때이다. 처음과 마지막의 은유적 표현은 종말론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cf. 고전 1:8, 고후 1:14, 빌 1:6)이 가까이에 왔음을 강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4-5에서 바울은 성도는 밤이나 어둠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무기들)을 입으라고 명령하다(12절). 이는 곧 방탕하거나 정욕을 위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어울리는/적절한” 생활양식을 갖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13-14절, cf. 갈 3:27).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권면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더글라스, 1105).

1. 서로 정죄하지 말라! (14:1-12)

믿음이 연약한 기독교인과 믿음이 강한 기독교인들은 모두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3, 10절). 신자의 신분과 품행을 판단할 권리를 가진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11절, cf. 사 49:18, 45:23)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12절).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기(cf. 21절)와 술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소수로서 “아직 모세 율법의 ‘제사’ 규례에 매여 있는 것으로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2절, 더글라스, 1112).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단순히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싸울 목적으로” 받지 말라고 경고한다(더글라스, 1120).

바울은 왜 서로가 비판하지 말고 받아야 하는지를 4-9절을통해 부연해 설명한다(cf. 4절의 “비판하는 너”는 “연약한 자”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노예이며 노예는 다른 노예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만약 주인이 그 노예를 받았다면(기쁘게 여긴다면) 다른 노예는 그 노예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날이나 음식에 대한 입장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입장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주를 위하여(“주께 대하여”) 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노예로서 충성을 다할 뿐 다른 “노예”를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주되심을 수립한다고 말한다.

2. 네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말라! (14:13-23)

여기서는 강한 자에게 집중한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평강에 이바지하는 일들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일들을 추구”해야 한다(19절).

13절에 “비판하다”[크리노]라는 동사에 부정어가 따라오지 않는다. 즉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판단(결정)하라’로 번역해야 한다. 바울은 지금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결심하라는 의미로 언어의 유의를 하고 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확신을 따라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때에 연약한 형제가 그 일로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15절). 만일 그러하다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선한[칼로스] 일이다(21절, cf. 포도주에 대한 언급은 그것이 이교의 제사 관행과 연관되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7절은 이 단락 전체를 뒷받침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윤리적 의 즉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서의 바른 행동을 가리킨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면서 먹는 것”은 악한 것이다(20절). 반대로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다(21절).

22절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로써 자신의 신념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신념에 따른 행동에 대해 자신을 책할 것이 없는 자-약한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23절은 약한 자들에 관해 말한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먹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신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 된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약한 형제를 정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된다. 한편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는 표현이 자신의 자유(신념)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15:1-6)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cf. 갈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cf. 고전 10:33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5절).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문단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강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교회의 단합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삼아 남을 사랑하는 봉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호소문이다”(더글라스, 1156).

4. 서로 용납하라! (15:7-13)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유대인과 이방인)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할례”의, 즉 유대인의 수종자로 오셔서(cf. 갈 4:4-5) 구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일로 열방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10-11절).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이다(12-13절). 바울은 그의 권면을 기도로 마무리한다.

1. 회고: 바울의 동방에서의 봉사 (15:14-21)

“형제들아”라는 말은 새로운 화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칭찬하며 “확신한다”는 표현을 써서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의 마음을 연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는 자임을 분명히 한다.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인 로마 교회는 바울의 사도 관할 구역에 속한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을 위한/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16절). 이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18-19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자랑한다.

19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채웠다”[플레로오]고 말한다(cf. 일루리곤은 마케도니아의 북서쪽 지방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북부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많은 영토로 나뉘어 있는 곳이다). 더글라스는 이 표현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제시한 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특별히 맡은 임무인 전략적 교회들을 심는 일을 마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p.1197).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20절(‘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망: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서반아 (15:22-29)

이 문단의 주제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다. 편지 서두(1:13)에서처럼 바울은 좀 더 일찍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다.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은 연보를 전하는 일로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알린다(25-26절). 그 후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서반아(오늘날의 스페인)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기 원한다고 밝힌다(24, 28절, cf. 24절의 동사 [프로펨포]는 선교 지원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이다). 이것은 로마서를 쓴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이다.

Aus는 “Paul’s Travel Plans”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예물로 예루살렘에 데려오는 임무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세상의 끝”인 서반아(cf. 사 66:19)로 여행해야 했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한편 초기 기독교 문서인 1 Clement(5:7)에는 바울이 서반아에 도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왜 서반아를 목적지로 삼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서반아에 가서 사역을 했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2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받은 “빚진 자”라고 표현한다. 이에 대해 더글라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이행으로 오는 것이라는 이 편지의 중심적인 신학적 주제의 하나를 암시한다. 새 시대의 신령한 복들은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속하며,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 복들을 그들에게서 나눠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다”(pp. 1208-1209).

3. 기도 부탁 (15:30-33)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로 “함께 투쟁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한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일과 관련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구원되도록 그리고 연보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 요청한다(31절). 그리고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 함께 휴식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1. 뵈뵈의 천거 (16:1-2)

바울은 자매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여집사”[디아코논]이며 바울의 후원자인 뵈뵈를 추천하며 그녀가 로마 교회에 방문할 때에 그녀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부탁한다.

2.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문안 (16:3-16)

바울은 총 26명의 성도(그중 아홉 명은 여자)와 두 가족과 세 가정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한다(cf. 혹은 다섯 가정 교회가 될 것이다. 당시 부유한 집이라 할지라도 7-80명 이상 모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 이렇게 특별히 많은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권하는 것은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와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앞으로의 방문을 준비하고 서반아 선교 사업에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로마 교회와 바울을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집은 교회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다(5절). 에배네도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서 최초의 회심자였다.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말일 것이다. 안드로니고(헬라파 유대인)와 유니아는 바울과 특별한 관계이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렀고 사도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자들이다(7절, cf. 여기서 “사도”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임명된 전도자/순회 전도자를 의미할 것이다).

8절, 9절의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그리고 12절의 세 여성 드루배나, 드루보사와 버시 그리고 14절의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와 허마는 그 이름으로 볼 때 노예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일 수 있다.

“거룩한 입맞춤”(16절)은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인사 형식이었으며 유대교에서는 특히 더 그랬다.

3. 경고, 약속, 그리고 은혜를 기원하는 기도 (16:17-20)

더글라스는 17-18절에서 경고하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 이미 로마 교회에 와있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며 그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라는 교훈이라고 본다. 거짓 교사들은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데 아주 능숙하다(18절).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야 하지만 악한 것에는 순결해야[아케라이오스] 한다”(19절, cf. 마 10:16).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20절)은 원복음(창 3:15)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 승리까지 포함한다.

4. 바울의 동료들이 전하는 문안인사 (16:21-23)

“누기오”가 누구냐에 대해 구레네 사람 루기오(행 13:1)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람도 있고 복음서의 저자 누가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쪽으로도 확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야손, 소시바더와 가이오는 사도행전에 등장한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행 17:5-9, 20:4, 18:7).

에라스도(23절)는 시 정부의 재무관으로 소개되는데 그는 사도행전(19:21-22)의 에라스도와 동일인이면서 후에 고린도 시의 “조영관(aedile)”으로 비명에 새겨진 에라스도일 수 있다.




C. 결론짓는 영광송 (16:25-27)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웅장한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속사의 클라이맥스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으로 끝맺는다”(더글라스, 1251).









고린도전서

성경 해설


고린도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도덕적 혼란, 예배와 은사, 부활에 관한 질문에 복음으로 답한 목회 서신이다. 여러 문제를 차례로 처리하지만 중심은 하나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정체성과 지혜·거룩·사랑·소망을 결정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 경쟁과 자기 권리의 과시를 반복하는 집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다(1:2, 18-31; 12:12-27; 16:14).




2. 책명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정경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첫 편지는 아니다. 바울은 이 편지 전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언급한다(5:9). 따라서 ‘전서’는 현재 정경에 보존된 고린도후서와 구별하는 명칭이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간 모든 편지 중 첫째라는 뜻은 아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다(1:1). 편지의 개인적 회상과 여행 계획, 디모데·아볼로·스데바나에 대한 언급, 사도행전의 고린도·에베소 사역과의 일치는 바울 저작을 확고히 뒷받침한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그곳에 있겠다고 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갈 계획을 밝힌다(16:5-9). 그러므로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주후 53–55년경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행 19장;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고린도는 로마령 아가야의 수도이자 두 항구를 연결하는 상업 도시로, 부와 지위 경쟁·수사학·종교적 다원성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약 18개월 머물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역하여 교회를 세웠다(행 18:1-18). 이후 글로에의 사람들에게 분쟁 소식을 들었고,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편지와 스데바나 일행을 통해 결혼·우상 제물·예배·은사 등의 질문을 받았다(1:11; 7:1; 8:1; 12:1; 16:17). 목적은 파당·근친상간·소송·성적 방종·우상숭배·성찬의 차별·은사 경쟁·부활 부정을 책망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래 거룩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한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데이비드 E. 갈런드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9은 인사와 감사, 1:10–4:21은 파당과 세상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로 교정한다. 5:1–6:20은 음행·교회 권징·소송과 몸의 거룩, 7장은 결혼·이혼·독신과 부르심을 다룬다. 8:1–11:1은 우상 제물과 자유를 사랑·이스라엘의 실패·바울의 본으로 판단한다. 11:2-34은 공적 예배와 성찬의 분열, 12:1–14:40은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한 몸, 사랑과 질서 있는 예배를 설명한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몸의 부활, 16장은 연보·여행 계획·동역자와 마지막 권면이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자를 부르셔서 인간의 자랑을 폐하시며, 그리스도를 성도의 지혜·의로움·거룩함·구속함이 되게 하신다(1:18-31). 사도의 사역도 수사적 과시나 인격 숭배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청지기 직분이다(2:1-5; 3:5-9; 4:1-7). 그러므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거나 성공과 능력을 십자가보다 앞세우는 것은 복음과 충돌한다.

구원받은 몸은 주를 위한 것이며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다(6:12-20). 은혜는 성적 방종이나 자기 결정권의 절대화를 허용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결혼과 독신은 서로 다른 은사이며, 결혼은 열등한 영성이 아니고 독신도 더 높은 계급이 아니다(7:1-9). 현재의 환난과 지나가는 세상의 형편 속에서 각 사람은 주께 받은 부르심에 충실하되, 노예가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7:17-24).

성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12:3-11). 한 몸에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며, 은사의 가치 기준은 황홀한 체험이나 공개적 위세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가에 있다(12:12-27; 14:1-19). 사랑이 없으면 방언·예언·지식·희생도 아무것이 아니며, 사랑은 은사를 대체하는 감상이 아니라 은사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12:31–13:1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므로 예배는 성령의 자유와 공동체적 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14:26-40).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름과 바다 아래서 모세에게 속하고 영적 음식과 음료를 누렸지만 우상숭배와 음행·시험·원망으로 쓰러졌다. 이는 세례와 성찬 같은 언약 표지가 불신앙과 방종을 자동으로 보호하지 않음을 교회에 경고한다(10:1-12).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고 교회는 묵은 누룩을 버린 새 반죽으로 진실함과 순전함의 절기를 살아간다(5:6-8).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한 떡·한 몸을 이루고 그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선포하는 새 언약의 식탁이다(10:16-17; 11:23-26).

부활은 구속사의 완성이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그에게 속한 자들도 그가 오실 때 살아나며,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드러나신다(15:20-28). 현재의 몸은 썩고 약하고 욕된 상태로 심기지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몸의 부활은 영혼의 탈출이 아니라 창조와 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근거다(15:35-58).




8. 그리스도와 복음

고린도전서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 많은 증인과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도적 선포다(15:1-11).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를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도의 의와 거룩과 구속이며, 값으로 자기 백성의 몸을 사신 주다(1:18-31; 6:19-20).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은 죽음을 이기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권세를 복종시킨 뒤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신다(15:20-28, 45-49). 복음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고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며 가난한 지체를 존귀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9. 읽는 방법

고린도전서를 서로 무관한 문제에 대한 규칙집으로 읽지 말고, 모든 답변이 십자가·부활·그리스도와의 연합·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이 가하다’,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표현은 바울 자신의 절대 명령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표어를 인용하여 교정하는 말일 수 있으므로 문맥과 반론 구조를 살펴야 한다(6:12; 7:1; 8:1, 4;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지식은 사랑 없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방언과 예언을 오늘의 특정 체험에 곧바로 동일시하거나, 은사 목록을 모든 시대에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고정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본문의 명확한 중심은 모든 은사가 같은 성령에게서 오며 예수를 주로 높이고 공동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3-11; 14:12, 26-33). 15:29의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도 바울이 승인한 대리 세례 제도로 단정할 수 없다. 정확한 관행은 불분명하며, 바울의 논증은 그것을 명령하는 데 있지 않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고든 D. 피, 『고린도전서』 15:29;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15:29).

<특별 주제: 여성과 공적 예배—11장과 14장을 함께 읽기>

11:5은 여성이 머리에 관한 당시의 명예 규범을 지키면서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14:34-35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모든 여성의 기도·예언·발언을 절대 금하는 말로 읽으면 같은 편지 안에서 충돌이 생긴다. 14장의 문맥에는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와 여성에게 각각 특정 상황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이 나오므로, 문제의 발언은 예언을 분별하는 과정의 무질서한 질문이나 권위를 뒤흔드는 발언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유력하다(11:2-16; 14:26-35;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11:5; 14:34-35).

동시에 이 본문을 오늘의 문화와 무관하다고 지워 버려서도 안 된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 의존을 ‘주 안에서’ 확증하면서 창조 질서와 예배의 명예·질서·덕을 함께 고려한다(11:8-12; 14:33, 40).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공적 기도·예언과 교회 직분의 관계에는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서론에서는 모든 세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여성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침묵 본문으로 학대를 덮는 일과, 사도적 예배 질서와 직분 논의를 단순히 권력 문제로만 폐기하는 일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고전 11:2-16; 14:33-35 주석).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고린도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고든 D. 피, 『고린도전서』; 로이 E. 치암파·브라이언 S. 로스너, 『고린도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고린도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고린도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인사말 (1:1-3)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글의 편지를 “고린도전서”에 앞서서 보냈었다(고전 5:9).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는 아마도 스데바나가 전해준(고전 1:11, 16:17) 다양한 질문이 담긴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교회 내의 파벌 싸움과 성적 부도덕성, 우상숭배, 예배 질서, 부활 개념에 대한 혼동 등에 관해 쓰고 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 소개한다. 그는 사람들이나 한 교회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가 아닌 자신의 대리인 됨을 강조한다.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도행전 18:17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언급되지만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바울은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른다. 그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각처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인사한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가정 교회가 있었지만 그는 “교회”를 단수로 사용함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려는 이 편지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3절의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평범한 기원을 나타내는 인사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에 대한 바울의 깊은 신학적 확신을 표현한다. 로마 황제가 가져온 “폭력적” 평강이 아닌 참된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




II.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1:4-9)

바울은 편지에서 제일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한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책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바울은 결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은사들을 간과하지 않는다.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있는 것이지, 그들 자신의 특별한 자질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cf. 고전 4:7)...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언급은 그들의 영적 성취에 있는 모든 자아 중심적 자부심을 꺾어 버린다”(데이비드 갈런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이 “언변[로고스]과 지식[그노시스]”(5절)의 선물/은사[카리스마]가 풍족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성도들의 “사랑과 역사(수고)”를 칭찬하는 다른 서신들과 대조된다(cf. 빌 1:6, 골 1:10, 살전 1:3, 살후 1:11). 바울은 후에 사랑을 강조할 것이며(고전 13:1-2, 14:1, 16:14), 은사를 받은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언변과 지식”이 그들의 바른 성장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때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게 될 것이다(고전 13:8).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도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안다(고전 1:9). 또한,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데이비드 갈런드는 교제[코이노니아]를 “공통된 연합(common-union)”으로 번역하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공통된 연합을 창조한다. 이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다루는 많은 논쟁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된다.




III.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열 (1:10-4:21)


A. 고린도 교회의 파당에 대한 보고(고전 1:10-17)

바울은 먼저 글로에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들은 말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분쟁의 문제를 다룬다. 9절에서 언급한 것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행 18:24), 게바(베드로), 그리스도 파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파당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파당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적인 자들”이라는 증거였다(고전 3:1-4). 물론 미첼(Mitchell)이나 콜린스(Collins)와같이 “나는 ~에게 속했다”는 슬로건은 당시 정치적 슬로건을 인용한 희화라고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에 파당들이 실제로 존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바울은 파당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으며 바울 자신도 어느 특정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13-16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10절)을 권한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즉 파당주의와 반대로 동맹자가 돼라는 뜻이다. “같은 마음(정신)으로”는 “악하고 잘못된 것과 선하고 옳은 것을 구분하는 것”(Edwards)을 의미하며, “같은 뜻”은 진리에 대한 같은 목표와 의견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온전히 합하다”[카타르티조]는 정돈된 상태, 온전하게 놓인 상태를 의미한다(cf. 고후 13:11).

고린도 교회의 “분쟁”[스키스마]은 신학적인 분열이라기보다는 당대에 흔했던 “사회적 계층화, 개인 후원, 철학자/학생의 충성심, 그리고 도시적 소외에 의해 길러진 당에 대한 충성심”(Oster) 등에 의한 분열을 가리킬 것이다. 머피-오코너(Murphy-O’Connor)는 경쟁은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과 그들의 다양한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 혹은 14절부터 17절에 언급되는 세례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목적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도적 사명이다(고전 9:16). 그것은 “수사학적 설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B. 십자가의 미련한 지혜(고전 1:18-25)

갈런드는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복음의 메시지가 대부분의 청중에게 어떻게 미련하다는 인상을 주는 지(1:18-25), 그리고 복음의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 어떻게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는지(1:26-31), 그다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행동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어떻게 일치하는지(2:1-5), 그리고 이러한 설교가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2:6-16)를 서술한다.

바울은 17절에서 말의 지혜(설득)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말”[호로고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천명한다(고전 1:18, 23-24). 특별히 “십자가”는 굴욕적인 죽음의 상징으로 이교도 사고 체계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걸림돌”[스칸달론]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고전 1: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득 기술”이 아닌 미련해 보이는 “전도/선포”[케뤼그마]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전 1:21). 이를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린핏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령의 일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른 이가 이미 작성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3장 23절까지 나오는 여섯 개의 성경인용은 모두 이러한 내용을 강조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대 세상의 지혜에 대조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지혜(가치관)를 비판하며 교회 내의 파당 정신을 무너뜨린다. “십자가는 고대인의 감성에 혐오스러운 것이었으며 세상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방식들을 공격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간의 자기 영광에 대한 해독제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간주하는데(롬 1:16, 고후 13:4, 골 2:12), 십자가는 인간적 욕망들의 철저한 전복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들에서의 변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갈런드).




C.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심(고전 1:26-31)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미려함”)의 예증을 제시한다.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를 때에 지혜로운 자나 능력 있는 성도가 많지 않다. 도리어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하고 약하며 경멸받는 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도(미련하고 가난한 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고전 1:29, 엡 2:8-9).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지도자를 높여서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며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전 1:30). “이것들[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다. 그리스도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Witherington)... 이 세 가지는 이제 이것들이 신자들의 소유가 되도록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이것들을 공유한다(Schrage)”(갈런드).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주님으로” 자랑한다.




D. 인간의 지혜 대 하나님의 영과 능력(고전 2:1-5)

이제 바울은 자신의 예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한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4절)로 하지 않았으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2절, 고전 1:23). 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믿게 된 것이 사람의 지혜(수사학적 설득)에 의존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임을 확증해 준다(4-5절).

1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휘페로케]는 “탁월함”이란 뜻으로 정교한 수사학뿐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과장된 언어를 가리킨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내세우게 되는 방법을 모두 버리고, 오직 “평범하고 단순한 언어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했다(고전 2:2).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한다. 이는 어떤 질병이나 하나님 경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특별히 세련된 연설가의 강함과 담대함에 반대되는 약함)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다. “믿음은 연설가가 얼마나 재미있고, 정보를 제공해 주며, 감화를 주는지가 아니라, 청중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갈런드).

4절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적과 표적”(롬 15:19, 고후 12:12)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심(살전 1:5-6)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E.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성령의 계시(고전 2:6-16)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밀함/신비”[뮈스테리온]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며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한 것이었다(8절).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자들만 알게 된다(9-10a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으로(10b절) 믿는 자들 속에 가르치심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신다(12-13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참된 성도 곧 “온전한/성숙한 자들”(6절), “신령한/영적인 사람들”(15절)에게 드러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정신”[누스](16절, 고전 1:10)을 가진 자들로 자랑과 경쟁이 아닌 겸손과 희생적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긴다.

10절의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7절), 예비하신(9절) 것, 즉 인간 구속을 위한 신적 계획을 가리킨다(cf. 롬 11:33). 바울은 논증에서 신적 계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전제한다(고전 3:16). 이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12절)과 대조된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앞에서 계속 논증해 온 ‘인간 지혜의 설득술로 하나님의 지혜(신비)를 깨달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파당성을 폭로한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미성숙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갈런드).




F.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평가함(고전 3:1-17)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델포스]을 직접적으로 꾸짖는다.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자들”(고전 2:15, 3:1) 곧 “성숙한 자”(고전 2:6)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즉 “육체적인 사람”[사르키코스](3절)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분쟁과 파당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분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데, 분열은 세상의 지혜를 흉내 내기 때문이다”(갈런드). 그럼에도, “형제들”이라는 호칭과 “그리스도 안에서”(1절)라는 표현은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젖을 제공하는 유로로 암시함으로써 그들과의 유대를 유지한다.

한편 바울이 “육체적인 사람”[사르키노스](고전 3:1, 롬 7:14)이라고 할 때 비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육에 속한 사람”[프쉬키코스](고전 2:14)이라는 표현과 구분한다. 프쉬키코스는 성령이 전혀 없는 자연인을 기술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바울은 1장 12절에서 제기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파, 아볼로파를 언급하며 농사의 비유를 든다. 바울과 아볼로는 곡식을 심고 물을 주는 일꾼일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5-7절). 4절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언급하고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과 아볼로만 고린도에서 사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사 비유는 이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농사의 비유는 사역자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호보완 관계임을 잘 드러내 준다(고전 3:9). 사역자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뿐(고전 4:2)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전 3:23).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전 3:21).

고전 3:10-15 바울은 교회를 밭에 비유한 후 이어서 건물에 비유한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건설 계획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 감독관으로 섬기는 분으로 암시된다. 그분은 건축을 감독하고 합당한 보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다(14-15절). 바울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를 세웠다고 주장한다(10-11절). 이는 농사 비유에서 “심는 자”를 자신으로 비유한 것과 같다.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이 그 토대 위에 계속해서 건물을 세워나갈 것을 예상하며 협력관계를 상상한다. 다른 사역자들은 바른 건축자재(12절)를 사용하여 토대에 합당한 건축물 세워나가야 한다.

바렛(Barrett)과 브루스는 소위 게바 지지자들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의 토대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논점을 벗어난다. 바울은 지금 다른 토대를 세운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대에 어떤 건축구조를 세워 가는가의 중요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그날”)에 사역자들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실 것이다. 만약 건물이 불에 탄다면 건축가들은 그들의 수고가 헛됐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다(고전 15:58, 갈 2:2, 4:11, 빌 2:16, 살전 3:5). 그들이 “해를 받는다/벌금을 문다”[제미오오]고 할 때 그것은 구원의 상실이 아닌 보상의 상실이다(15절).

“값싼 자재들을 사용하고 요령을 피운 일꾼은, 불에서 빼낸 나무조각같이(암 4:11, 슥3:2), 아슬아슬하게 불꽃과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끌어냄을 당할 것이다... 이 생생한 그림은 바울의 경고의 기본적인 핵심을 표현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지막 때 전에 그들의 지도자들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 시험과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갈런드).

고전 3:16-17 바울은 이제 교회(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한다. 여기서 바울은 고전 2:10-16 에 이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교회의 하나됨의 열쇠다. 성전 비유는 분열 문제의 엄중함을 드러낸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한글개역개정은 ‘더럽히면’으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17절, cf. 바울은 고후 7:2, 11:3 에서 같은 동사를 사용하며 자신은 누구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G. 자신을 평가하는 법과 타인을 평가하는 법(고전 3:18-4:5)

바울은 파당문제와 연관하여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하는 중심 주제를 다시 꺼낸다. 아무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므로 기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전 3:18). 19-20절은 욥기 5:13, 시편 94:11 을 인용한다. 사람을 자랑하고 추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고 높이려는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들을 위한 사역자들이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높여야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 진리는 그들을 교만으로 이끌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이기를 기뻐하게 만든다(고전 3:23).

고전 4:1-5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수행원”[훼페르테스](행 13:5)이며 “청지기”[오이코모노스](눅 12:42)이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신실함”이다(고전 4:2). 사역자들은 “하나님의”의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의 종들이다.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소유한다는 것(고전 3:22)을 생각할 때에, 이 이미지는 성도들을 가정의 자녀들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성도가 지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한다(5절). 앞에서 불 시험(고전 3:13)을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과 의도를 드러내시고 상과 벌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단지 자신을 변호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무시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오직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H. 십자가의 지혜에 대한 모델로서의 사도들(고전 4:6-13)

실재로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볼로파와 바울파를 예로든 것은 고린도 교회의 경쟁적인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누구도 자신 안에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7절).

8절에서 바울은 과장법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도들의 지도를 떠나 스스로 왕노릇한다(고전 4:8). 그 왕노릇은 진정한 의미의 왕노릇이 아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왕으로 다스릴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친 “실현된 종말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며 뭐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바울은 9-13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사도들과 스스로 왕처럼 여기는 고린도 성도들을 대조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낸다. 사도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며 굶주리며 핍박을 받고 세상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모습을 자랑한다. “그들이 그렇게 낮은 사도들을 통해 그들의 축복들을 받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단 말인가?고난 목록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한다”(갈런드). 사도들은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으며 비방을 받을 때는 권면했다(12b-13a절). 이렇게 십자가의 지혜를 구현하는 삶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며 고린도 교회의 파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다(cf. 고전 4:16).




I. 그들의 아버지 바울을 본받으라는 호소(고전 4:14-21)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을 낳은 아버지로 비유하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한다(14-16절). 바울은 성도들을 복음을 통해 낳은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한다(cf. 15절의 “스승/초등교사”-갈 3:24는 주인의 자녀들의 생활과 도덕을 감독하는 종들을 가리킨다). 그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성도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한 자들을 분별하고 교정해야 한다. “교만한 자들”(문자적으로 ‘바람으로 부풀려진 자들’)은 말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참된 능력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cf. 고전 2:4). 그 능력은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에서’(고전 1:5)는 부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이 말이 십자가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고전 1:18), 이 십자가의 말로부터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되고 영적인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바울은 직접 대면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한다(19절). 그 일은 교만한 교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 바울이 가르쳤던 기독교적 삶의 “방식들”[호도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고전 4:17). 21절에서 바울은 “매”로 위협을 하지만 그는 참으로 ‘사랑과 온유’로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한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다(고전 13:4). 여기서 ‘매’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훈육을 상징한다.






IV. 근친상간, 소송, 매춘 (5:1-6:20)

바울은 이 단락에서 크게 세 가지 논쟁점을 다룬다. 이것은 1-4장에 있던 논의를 보충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육욕성(고전 3:1)을 폭로하며 교회가 가진 잘못된 영적 자부심을 깨뜨림으로 그들 자신의 현재 상황(분열과 파당)의 원인을 보게 한다.


A. 근친상간의 사례(고전 5:1-8)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근친상간/음행”[포르네이아]의 사건을 끌어낸다. 이런 근친상간은 율법(레 18:7-8)뿐 아니라, 이방인의 도덕 기준에서도 추잡한 죄로 여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확히 말해서, 그 근친상간을 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방관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과 자랑을 부끄럽게 만든다(고전 5:2, 6).

근친상간을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분명하다.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징계를 실행하지 않았다(cf. 그 당사자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후원자였다면 그 일을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와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고전 5:3-4), 공동체와 함께 이 죄의 심판을 선언한다.

3-4절에서 바울이 “영으로 함께” 한다고 한 표현은 신비주의적인 의미로 오석할 소지가 많다. 그러나 이는 바울 자신의 육체적 부재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아버지로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그의 판단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행해져야 할) 교회의 판단임을 나타낸다.

5절의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교회와의 교재권 밖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로 넘겨서 사탄이 그를 혼내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건지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전 5:5, cf. 딤전 1:20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갈 5:24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이는 교회 공동체를 죄로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cf. 신 7:26, 13:14-15). 바울의 관심은 죄를 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할 교회 공동체에도 있다. “묵은 누룩”을 ₩해야 한다(레 2:11, 출 13:7). 참고로 갈런드는 ‘육신’은 교회의 육신적 지향성을 가리키며 ‘영’은 교회 공동체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는 견해를 소개하며 그 단점들을 지적한다.




B. 교회 안에서 죄를 관용한 것에 대해 새롭게 경고함(고전 5:9-13)

9절에서 바울은 이전 편지를 언급한다. 거기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포르노스]과 사귀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10절),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다. 바울은 음행뿐만 아니라,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술취하는 자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을 언급하며 그런 “악한 자들”[포네로스]을 교회에서 “제거하라”[에크스아이로]고 명령한다(고전 5:11, 13, cf. 갈 5:19-21).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증인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들의 교리나 구두적 고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식별될 수 있다”(갈런드).




C. 소송에 반대하는 권고(고전 6:1-11)

바울은 이제 5장에 이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사례를 이야기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가 동료 형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천사에 대한 천상적 심판에 참여할 자들인데(2-3절, cf. 단 7:22, 마 19:23, 딤후 2:12, 계 2:26-27),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있는 체 했지만(고전 3:18), 바울은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며 면박을 주며 “불의를 행한다”[아디케오]고 지적한다(고전 6:5, 9).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한다(고전 6:7, cf. 고전 4:12-13). 이 “불의한”[아디코스] 자는 “음행하는”[포르노스]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목록 중의 한 부류로 나온다(고전 6:9-10). 바울은 이러한 형제들 간의 고발이 얼마나 심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인지를 지적한다(cf. 바울은 이 서신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39회나 사용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안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된 자들이다(고전 6:11).

갈런드는 그의 주석에서 머피-오코너를 인용한다.

“바울의 요지는 교회가 외부인들에게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논쟁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비신자들에게 은혜의 능력을 실증할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에게 진실되지 못한 것이다. 세상은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




D. 창녀를 찾아가지 말라는 권고(고전 6:12-20)

이 단락에서 바울은 [포르네이아] 즉 ‘성적 부도덕성’을 피하라고 경고한다(고전 6:18).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행하는”[포르뉴오]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다(고전 6:15-16).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창녀를 찾는 것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희생이 없는 죄가 아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오염시키며 깨뜨린다”(갈런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영을 이루며(17절, cf. 롬 8:9-11), 오직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성적 부도덕성에 대한 경고와 이것이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큰 죄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의 패턴은 앞으로 이어질 ‘우상숭배’에 대한 교훈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전 10:14, 20, 31).

“모든 것이 허용된다/합법적이다”(고전 6:12, cf. 고전 10:23)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숙한 개념을 인용한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성령의 전”인 몸(고전 3:16, 6:19)은 “오직 주를 위하여” 즉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에 거하시고 몸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계신다(고전 6:13).






V. 성관계, 이혼, 혼인에 대한 가르침 (7:1-40)


A. 혼인 안에서의 성관계(고전 7:1-5)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보내온 편지에 대해 언급한다. 1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만지지 않는것이 좋다”는 말을 바울의 답변으로 보는 것과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질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해석이 크게 갈릴 수 있다. 전자의 해석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2절)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5절, cf. 고전 7:9)라는 표현과 함께 혼인을 성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마지못한 안전책으로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갈런드는 그의 주석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결론짓는다. 티슬턴도 이 구절을 고린도 성도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본다. 경구를 인용하고 그다음 논박하는 유형은 고전 6:12-13, 8:1-4, 10:23에서도 나타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독신에 대한 지나친 적용을 바로 잡기 위해 이 답변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독신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바울은 강조한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분방하지/빼앗지 말라”(4-5절). 유대교에서는 남편은 기도와 연구를 위해 그의 아내와 함께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으며 그의 결정을 아내에게 알리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바울은 상호 “합의” 아래 그렇게 할 것을 명한다. 그는 결코 결혼과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필요악이나 마지못한 차선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선한”(고전 7:38) 일이다. “논쟁점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소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각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갈런드).




B. 미혼자들과 과부들의 독신 생활 및 혼인(고전 7:6-9)

바울은 독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열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속에서 전략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원함을 제한한다. 이러한 전략은 방언 문제를 다룰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고전 14:5).

“절제할 수 없는” “정욕이 불같이 타는” 자들은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표현(고전 7:9)은 결혼을 차선책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독신이든 결혼이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cf. 고전 7:17). 독신의 은사는 결혼하지 않은 자 혹은 과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C. 그리스도인과 혼인한 사람들 및 비그리스도인과 혼인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고전 7:10-16)

결혼한 자들은 독신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고전 7:5)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전 7:10-13).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할 때만 이혼을 허락한다(고전 7:15). 이는 예수님의 이혼 원칙-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을 금한 것(마 19:9)-을 고린도의 상황에 맞춰 유연성을 갖고 적용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혼 신학’이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이혼에 관한 명령과 권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특수 상황에 맞게 주어진 것인데,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 가족과 함께 우상숭배에서 돌아섰겠지만 홀로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이다. 특별히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여성이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큰 갈등을 낳았을 것이다. 바울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혼 문제를 다룬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되는 연합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며 이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cf. 슥 10:3, 19). 그러나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완료형)”고 말하며(고전 7:14) 이혼을 쉽게 합리화하려는 생각을 막는다. 한편, 바울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전 7:16).

바울은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려 한다면 메이지 말고 이혼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다(고전 7:15).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cf. 반대로, 티슬턴을 비롯한 여러 학자는 16절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D. 논의의 기저에 있는 지도 원리: 현재 상태로 있어라(고전 7:17-24)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고 말한다(고전 7:17, 20).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고전 7:19, 24). 그러나 자유인이 일부러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종이라도 자유 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전 7:21, cf. 티슬턴은 NRSV의 번역을 따라 “자유하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종의 상태’를 이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갈런드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한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반드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혼인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실천적 교훈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한다. “종교적 근거들을 들어서. 삶에서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이것이 오직 은혜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는 것인지보다는, 이 세상적 지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이 핵심 원리는 지위에서의 변화가 영적 유익을 얻게 한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가정(혼인보다는 독신이 좋다, 믿지 않는 자와의 혼인보다는 이혼이 더 좋다)을 바로잡는 앞선 가르침들에 적용된다”(갈런드).

22절의 “주께 속한/주님의 자유민”이라는 표현은 로마법을 반영하는데, 당시에 자유하게 된 종은 주인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의 책무를 가졌다. 위대한 후원자의 자유민이 되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다.




E. 약혼자들과 과부들의 혼인의 적절성(고전 7:25-40)

이 단락에서 바울은 “처녀들”[파르세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25-28절), 이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29-31절). 그리고 32-35절에서는 바울이 독신을 선호하는 실천적인 이유를 말하며 이어서 이 의견을 약혼자(36-38절)와 과부들에게(39-40절) 적용한다.

25절의 “처녀들”[파르세논]은 특별히 약혼한 후 혼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남녀로 보는 것이 좋다(갈런드, Fee). 당시에는 약혼과 혼인의 문제를 남자가 주도했기에,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은 주로 남자에게 주어진다(27, 29, 32절).

26절의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는 “현재의 괴로움”으로 직역하는 것이 문맥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 준다. 갈런드는 현재의 괴로움이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어떤 위기(아마도 기근)를 가리키며 바울이 이것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cf. 29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고전 10:11).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있어라)을 충실히 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28, 36절). 이는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죄로 인식하게 하는 주장들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30-31절의 다섯 가지 예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다. 32-35절은 바울이 왜 독신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일을 염려하기보다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바울은 결혼하는 것을 죄짓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마지못한 차선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혼인이 무시될 수 없는 요구들과 책임들을 부여한다고 말할 뿐이다... 바울에게 문제는 혼인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산되는 것의 위험이다”(갈런드).

36-38절은 해석에 있어서 갈린다. NASB(개역한글도 마찬가지)는 처녀 딸을 둔 아버지에게 주는 교훈으로 해석한다(cf. 38절의 [가미제인]은 “시집을 보내다”로 번역될 수 있다). 반면 NRSV(한글개역개정도 마찬가지)는 약혼녀를 둔 남자에게 하는 교훈으로 해석한다. 7장의 문맥을 볼 때 NRSV의 해석이 자연스럽다. 콜린스는 이 단락이 27절의 주석이라고 여긴다. 이 단락과 과부들을 위한 권면 단락(39-40절)에서 바울은 혼인(재혼)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성적 금욕주의가 좋은 것으로 칭송을 받는 상황 속에서, 혼인하겠다는 결정은 쉽사리 도덕적 갈등이 되었을 수 있다”(갈런드).

바울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도덕적/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신의 이점은 순전히 실천적인 것이다(34-35절). 갈런드는 야브루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이 모든 신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영적 삶의 한 가지를 제시하려는 고린도 교인들의 시도를 거부하는데 이는 엘리트주의로 이끌며 고린도 공동체의 분열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VI.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논쟁 (8:1-11:1)


A. 우상에 바쳐진 음식 문제의 소개(고전 8:1-6)

8장은 “이제 우상들에게 제공된 것에 대하여”로 시작함으로 주제의 전환을 나타낸다. 갈런드는 이것이 7장 1절에서와같이 고린도 교인들의 앞선 편지(항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본다. 바울은 먼저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전 8:4, 6)는 지식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음(cf. 고전 1:5)을 지적하며 이 지식이 사랑과 함께 가야 함을 말한다.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는 바울의 명령에 항의했는지도 모른다.

많은 학자가 이른바 “믿음이 강한 자들(지식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지식이 부족한 자들)”의 대립이 본문의 배경에 있으며, 바울은 “강한 자들”이 옳다는 데 동의하지만, 단지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8-10장에 이르는 본문에는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며 단지 “양심이” 약하여진 자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올 뿐이다(고전 8:7, 한글개역개정은 8장 9, 10, 1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는 본문을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음식 문제에 대한 논쟁과 동일시 함으로써 생긴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로마서와는 다르게 단지 고기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롬 14:2, 6, 21), 이보다 더 근본적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바울은 후에 10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cf. 고전 10:19-21).

바울은 단지 우상과 그 신들을 “비실체들”로 치부해 버리지 않는다. 5절에서 그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신성화된 황제들?)”이 있다고 말한다. 5-6절은 4절(“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의 의미를 설명해 주며, 우상숭배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한다. 이방인에게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신성화된 황제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과 한 주님이 계시다(고전 8:6).




B.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위험으로 인해 그들의 행위를 논박함(고전 8:7-13)

바울은 8장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7절에서는 정관사가 있는 “지식” 즉 더욱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가리키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 지식”은 4절뿐 아니라 “우상의 음식이 어떤 공허한 주문에 의해 신성하게 된 일반 음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러나 약한 자들은 이 일반 음식을 신에게 성별 되어 바쳐진 우상의 음식으로 간주한다”(갈런드).

바울은 이 단락에서 “지식이 있는 자”와 “약한 자”를 대조하지만(10절) 결코 약한 자가 잘못된 것이거나 지식 있는 자와같이 되어야 함(교정)을 암시하지 않는다. 바울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가진 자를 따라 우상의 제물을 진정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서(희생제사적 행위로서) 먹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다신론적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는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다(7b절).

바울은 여기서 “지식 있는 자”의 우상숭배적 행위의 참여가 미칠 파장을 언급한다. 논쟁의 중심에는 “약한 자”가 아니라 지식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바울은 이들을 교정하기 원한다. 그들의 지식으로 약한 자가 죄를 지어 멸망할 수 있다(9, 11, 13절). 바울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의 행위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함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고전 8:11-12).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통해 강한 도전을 한다. 그는 이어서 9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포기한 권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C. 그의 권면을 뒷받침하는 바울 자신의 예(고전 9:1-27)

1. 사도로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의 권리(고전 9:1-14)

“이 단위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의 지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그가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갈런드). 이를 통하여 바울은 사도로서 “지식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 즉 약한 자를 위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랑을 몸소 보여 준다.

2절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공동체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것이다. 3절의 “나를 비판하는 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가정된 질문들에 답하기위한 수사적 표현 양식이다.

4-6절은 “아니오”라는 답변을 기대하는 “권한이 없겠느냐”는 질문들을 던진다. 그리고 7-11절까지 이러한 권한을 가지며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일상의 예들과 성경의 가르침(신 25:4)을 통해 확증한다.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12절, cf. 고전 8:13, 9:19-23, 10:33).

2.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바울의 자유(고전 9:15-23)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신(부여하신)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완료형, 15절)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일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16, 17절). 바울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닌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노예의 심상으로 자신을 묘사한다(cf. 눅 17:7-10, 고전 4:1).

19-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자유인이지만(1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 그는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되었다. 바울은 모든 일을 복음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한다(고전 9:23).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분의 백성을 얻기 위해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시고 죄가 되시고(고후 5:21) 율법 아래 오신 그의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다.

3. 바울의 자기 훈련-운동경기의 세계에서 오는 예(고전 9:24-27)

이 단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 음식에 대한 권고를 떠받치기 위해 또 하나의 예 즉,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운동선수의 예를 제시한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운동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25절). 이는 “모든 것이 가하나”(고전. 6:12, 10:23)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을 생생하게 지지해 준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쟁적인 외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승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27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할 때(이것은 권투선수의 이미지다) 그는 복음의 사명에 따른 고된 삶을 견뎌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가설적 교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분투하라고 권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숭배와의 접촉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예에서 광야 세대가 그랬듯이,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갈런드) 함을 암시한다. “많은 고린도 교인의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개인적 구원을, 섬김으로의 그들의 부름 및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갈런드).




D.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부정적 예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를 논박함(고전 10:1-13)

1절은 “왜냐하면"[가르]로 시작한다. 이는 앞선 경고(9:24-27)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들로 불린다.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 안으로[에이스]”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에이스]”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과 의도적으로 평행시킨 것이다. 칼빈과 브루스는 이를 “모세의 지도력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며, 갈런드는 지도자의 운명을 공유하는 것과 연결시킨다. 가드너는 바울은 세례의 성례적 측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언약적 분리 측면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갈라놓는 언약 파괴의 주범이 된다.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같은 “영적”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는 말을 통해 주님의 만찬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강조하며, 후에 주님의 만찬과 우상의 식탁(21절)의 대조를 준비한다.

5-12절은 바울이 옛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드러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현재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예)가 된다(6, 11절, cf. 롬 15:4). 그러므로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고전 8:2) 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12절, “넘어지다/죽다/멸망하다”[핍토]-8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악을 즐겨함(“탐욕을 품다”[에피쉬메오]-6절, cf. 민 11:4)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8-10절은 그들의 음행, 시험과 원망을 지적하는데, 이 죄들은 탐욕의 결과로 나오는 우상숭배의 죄와 연결된다(고전 10:7, cf. 시 106:14, 25-28, 39). 7절에서 바울은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을 우상숭배로 간주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단지 친교를 위해 신전에서 먹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바울은 이를 엄격히 금한다.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어쩔 수 없는(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단언한다(고전 10:13).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아래 두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당신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E. 주의 만찬의 예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를 논박함(고전 10:14-22)

바울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령한다(14절). 이는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다. 바울은 16-17절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의 신학적 의의(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고 18-20절에서는 이교적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귀신과 교제)를 말한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맺는다(고전 10:21).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다른 모든 교제를, 특히 우상숭배와 연관된 교제들을 배제한다.” “신자들은 이 두 식사를 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귀신들과 교제하기를 시도할 정도로,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갈런드).

22절의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는 “계속하여 질투하게 하다”([파라젤로오] 현재형)는 의미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옛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하는 경고다(cf. 20절, 신 32:17, 21).




F. 이교도적 환경에서 우상의 음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천적 충고(고전 10:23-11:1)

“모든 것이 허용된다”(23절)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이 인용한 모토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고전 6:12 에서와같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또한, 모든 것이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기준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전 10:24, 32-33). “이 단원에서 바울의 관심은 다른 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의 결과다. 바울의 실천적 조언을 지배하는 포괄적인 해석학적 원리들은 어떤 과정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의 행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증거인가’다”(갈러드).

25-31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우상숭배의 문화가 깔려있는 당시 사회에서 일상적인 음식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언한다. 첫째 사례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사 먹으라는 것이다. 둘째는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 먹게 될 때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상숭배적 맥락 밖에서”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깨끗한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고전 10:26, 30, cf. 딤전 4:3-5).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누군가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28절).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인 지인이 신에게 바쳐진 제물로 간주하는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를 승인하는 것에 대한 신호가 될 것이다”(갈런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전 10:31, 33, cf. 롬 14:6).

29절의 후반 절과 30절은 문맥상 초점에서 빗나가는 질문 같다. 윌리스는 “먹는 것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면 왜 굳이 그것을 먹으려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갈런드는 반대로 이를 27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한다. 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은 그동안 논의해온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여 준다. 결국, 누구에게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일에 항상 본이 되어 왔다(고전 8:13, 9:19, 22).






VII. 공적 예배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 (11:2-16)

이 단락에서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적이거나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바울은 남녀의 존재론적 동등함을 강조한다. 고전 11:11-12) 당시 관습에 따라 남녀 간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다(cf. 히브리 여성은 물론이고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밖에 나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가리지 않은 머리카락은 성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자신이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 아내가 사회적 관습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은 공적으로 가족의 영예를 상징했으며, 가족의 일원들은 가장이나 가족의 명성에 수치나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도록 공적으로 행동해야만 했다”(갈런드).

갈런드는 본문을 다름과 같이 교차대구적 패턴으로 분석한다.

A 바울이 전해 준 전통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칭찬과 모두가 머리가 있다는 기본 원리에 대한 주장(고전 11:2-3)

B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고전 11:4-5)

C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의 사회적 부적절성,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의 신학적 부적절성(고전 11:6-7)

D 창조 이야기로부터의 신학적 설명(고전 11:8-9)

E 중심주장: 이런 이유로 여자는 자신의 머리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만 한다(고전 11:10)

Dˈ 출생으로부터의 신학적 경고(고전 11:11-12)

Cˈ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의 사회적 부적절성(11:13)

Bˈ 부끄러움(그리고 영광):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본성에서 오는 교훈들(고전 11:14-15)

Aˈ 바울의 관례와 하나님의 교회의 관례를 따르라는 권고(고전 11:16)

바울이 이 단락을 쓰는 목적은 남녀 성에 대한 신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배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핵심은 여자들(아내들)이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고 예언하라는 것이다(고전 11:6).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아내 된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말한다면 이는 그녀의 머리인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가 된다(고전 11:5). 갈런드는 가정에서 예배모임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공적 예배 시간에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4절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라고 번역된 부분은 직역하면 “머리로부터 늘어뜨린 채”이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로마적(이교적) 경건주의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이런 관습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다(갈런드). 바울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고전 11:7). 또한, “본성”[헤 퓌시스]도 그렇게 가르친다(고전 11:14).

바울은 10절에서 결론을 내리지만 그 내용은 명료하지 않다. 갈런드는 여러 견해를 다룬 후 “여자가 자신의 머리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번역을 받아들이며 여자가 스스로 머리에 덮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천사들로 인하여”는 “천사”를 교회의 지도자 혹은 여자들을 미혹하는 악한 천사로 이해하는 의견이 있으며, 다른 이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사 6:2)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눈과 귀인 천사들 앞에서 머리 덮개를 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또한, 콜린스(Collins)는 천사들이 예배 질서의 수호자들이라고 생각한다(cf. 눅 15:7, 10, 딤전 5:21, 히 1:6, 12:22-23). 와이어는 유대 전승에 호소하며 여자가 머리를 가려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남자)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한다. 갈런드는 천사들이 예배의 관찰자로 참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숙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16절에서 바울은 “논쟁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논쟁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으로써 이 논의를 마무리한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VIII. 주의 만찬에서 분열 (11:17-34)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주님의 만찬에서의 오용에 대한 비판(11:17-22),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대한 전승의 인용(11:23-26), 마지막으로 주님의 만찬에서의 오용을 바로 잡기 위한 가르침들(11:27-34)이다.

17절은 바울의 책망으로 시작되는데 교인들의 통합과 하나됨의 표여야 하는 주님의 만찬이 그들의 파를 나누고 불평등과 무관심을 부각시키는 식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바울은 이것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고 하며, 27-30절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며 그 결과로 자신을 정죄하고 질병과 죽음까지 일으킨다고 경고한다. 문제의 핵심은 신학적 분열이 아니라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 사이의 사회 경제적 분열이었다(고전 11:22).

19절은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교회 안에 분열(파당)이 강제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다.

교인들은 각각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 음식의 질과 양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을 것이다(21절, cf. 갈런드는 21절의 “먼저 먹다”[프로남바노]가 시간상으로 앞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진 자들의 배려 없는 무딘 행위는 없는 자들의 비참함을 더욱 떠오르게 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 분열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바로 그 목적을 무효로 만든다고 본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교회의 토대로 선언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을 선언하는 것과 모순된다... 이것은 ‘그들의’ 만찬이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갈런드).

27-3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요지를 강화하고자 주님의 만찬 제정에 대한 전승을 인용한다. 바울이 예수님의 만찬 자리를 인용하는 이유는 성찬신학을 발전시키거나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희생적인 만찬과 현재 고린도 교회의 이기적인 만찬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만찬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일(24-26절)은 교회의 형제들, 특별히 가난한 형제들을 배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만찬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만 배불리거나, 다른 이들을 경멸하거나,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다른 이들이 굶주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갈런드).

그러므로 “그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신다”(29절, cf. 한글개역개정은 “주님의”라는 단어를 삽입했지만 원문에는 없다)는 28절의 “자기를 살피고”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스스로 고상한 자라고 주장하지 않고, 낮은 지위의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따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그분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30절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육체적 질병과 죽음이 주님의 징계로서 이루어졌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육체적 징계가 어떤 죄에 대한 일대일 대응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든 피). 도리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33절의 서로 “기다리라”[에코데코마이]는 동사는 21절의 “먼저 갖다 먹는” 문제와 연관하여 시간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로 이해될 것 같지만, 그 동사가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서로를 맞이하거나 받다” 혹은 “환대하다”를 의미한다(cf. 21절의 “먼저 갖다 먹다”는 번역도 문맥에 따라 “지나치게 먹다”로 해석할 수 있다).




IX. 공적 예배에서의 영적 은사의 사용 (12:1-14:40)


A. 영적 은사의 소개(고전 12:1-3)

바울은 새 주제로 전환한다. 갈런드는 “영적인 것들”[톤 프뉴마티콘]을고전 3:1, 14:37에서와같이 “영적인 자들”로 번역한다. 2절의 “끌려갔다”는 표현은 이교적 예배에서 황홀적 경험 혹은 초자연적인 귀신적 능력의 영향과 연결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우상에게로” 이끌리는 무지한 삶을 살았음을 지적해줄 뿐이다.

3절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즉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모든) 감동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다’라는 식의 소위 “성령 역사 분별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반대 주장으로는 Barrett의 주석을 참고하라). 3절에서 바울은 단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 이끌리며, 영적인 자들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수는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은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주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B.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고전 12:4-11)

“바울은 12장 4~11절에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주장한다. 이 은사들은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이라거나, 성령을 월등하게 많이 받았다는 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들을 그의 주권적 목적들을 따라, 곧 모든 사람의 공통된 유익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눠주신다... 분열을 야기한, 방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미화된 평가를 낮추는 것이 이 논의 궁극적 목표다”(갈런드).

4-6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디아이레시스]는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명사로 “할당/분배”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이 단어의 동사형인 [디아이레오]가 고전 12:11 에 나타난다. “은사”[카리스마]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바울의 고유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cf.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총 17회 등장하는데 그중 16번이 바울서신에 나온다). “영적 은사는 ‘영적임의 휘장’이 아니라 ‘은혜의 표’다(Fisk). 은혜의 언어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강조하는데, 이 관대하심으로 인해 특별한 호의를 전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들의 삶에서 신적 목적들이 이루어진다”(갈런드).

4-6절에 표현된 “은사들, 직분(봉사)들, 사역들”은 삼위일체적 함의를 갖는다. 즉 은사들/봉사들/사역들은 같은 성령님, 같은 주 예수, 같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다(cf. 엡 4:11).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며 같은 신적 원천에서 오고, 그 어느 것도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7-11절에서 바울은 여러 은사를 언급하면서 그 은사들(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 “서로의 유익을 위해”[프로스 토 쉼페론] 주어졌음을 분명히 한다. 그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들의 은사들, 이적들의 이행들, 예언, 영들의 분별, 그리고 갖가지 방언들과 방언들의 통역이다. 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설득술”(고전 2:4, 13)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들에 대한 통찰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은사로서 ‘믿음’은 일반적인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이적들의 이행들’과 ‘예언’과도 연결된다(cf. 롬 12:6). ③ ‘치유들의 은사들’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치유의 예들을 가리킨다. ④ ‘예언’[프로페테이아]은 미래의 어떤 일을 예측한다는 좁은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TDNT는 예언을 “세상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통로가 되는 은사적 설교자들의 감동된 말”이라고 정의한다. 바울은 예언을 공동체 예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은사로 여긴다(고전 14:1, 5). ⑤ ‘영들의 분별’은 특별히 예언에 대한 분별을 의미하며(고전 14:25) 통역의 은사와같이 은사들의 상호의존성을 나타낸다. ⑥ ‘방언’[글롯사]은 존재하는 다른 민족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해지는(고전 14:2, 14, 28) 언어다. 학자 중에는 “천사적 언어”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Barrett, Dunn, Collins, Thiselton, Grudem). 특별히 앞으로 방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다(cf. 고전 12:30).

성령님은 “모든”(6절) 그리스도인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각 성도 안에서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러한 생각은 누군가는 더 특별하고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은사자”라는 개념을 무너뜨린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일상적인 것이며 비정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기에 나타난 목록은 은사의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cf. 롬 12:6-8, 엡 4:11)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C. 몸의 지체들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고전 12:12-31)

바울은 이 단락에서 몸의 비유를 통해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상호 관계를 통한 하나됨을 강조한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한 은사를 필수 조건으로, 즉 그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표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카리스마’ 중 최고의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며, 궁극적으로 성령의 중보를 통해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나누어 주시는 것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카슨, 갈런드 주석에서 재인용).

갈런드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분석한다.

A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진 몸(12:12-14)

B 몸 안에서의 지체들의 불가피한 다양성(12:15-20)

Bˈ 몸의 지체들의 불가피한 상호 의존성(12:21-26)

Aˈ 몸 안의 다른 기능들(12:27-31)

12절의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주장은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뇨”(고전 1:13)라고 한 서신 서두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으로,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전 12:13). 세례는 과거 그들을 나누던 인종적 사회적 벽들을 허문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13절)는 표현은 난해하지만, 비유의 요지는 “성령이 몸인 교회를 적신다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성령으로 물든다는 것”이다(갈런드).

15-20절에서는 바울은 각 지체가 서로를 향해 갖는 경멸과 분열을 표현한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따라 각 지체를 두셨으니 결국,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20절).

21-26절은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경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필수적이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와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좋은 가치를 얻는다는 표현(22-23절)은 교회 공동체 내의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교회는 이미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는 주변 사회와 같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반문화적(counter-cultural)이 되어서 무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만 한다”(갈런드).

27-30절의 문단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임을 재확언하며 몸의 비유를 교회의 직분과 은사에 적용한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직분이나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 수도 없다. 각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서 몸의 안녕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소개되는 직분은 중요도에 따라 배열된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로 소개된다. 이 세 직분은 교회의 설립과 지속에 있어 말씀 중심 사역의 본질을 보여 준다. 셋째로 ‘능력 행하는 자’나 ‘치유 은사’가 아닌 ‘교사’가 언급됐다는 사실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다음은”에 이어지는 목록은 대략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적적 행위들, 치유의 은사들,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눈에 띄는 것은 방언이 다시금 목록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언을 최하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방언을 특별하고 우위에 있는 은사로 자랑하려는 고린도 교인들을 인식한 표현이다.

바울은 분명 은사의 우위가 있음을 말한다(고전 12:31, 14:4-5). 은사들의 가치 평가 기준은 은사들의 유익성이다(고전 14:6),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이 지위에 있어서 첫째가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라고 이해한다.” 갈런드는 주석가 슈발리에를 인용하여 “하나님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정하신,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능들의 목록을 적고 있으며, 누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느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① ‘사도들’은 열 두 사도와 함께 바울 자신을 포함하며 ②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할 뿐 아니라(행 11:28, 21:10), 교사와 격려자로서 역할을 한다(행 13:1, 15:32, 21:9). ③ ‘교사들’은 로마서 12:7, 에베소서 4:11 에 나온다. ④ ‘이적적 행위들’과 ‘치유의 은사들’은 고전 12:9-10 목록에 나타난다. ⑤ ‘돕는 것’은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연결된다(행 20:35). ⑥ ‘다스리는 것’은 배가 방향을 잡고 유지하는 행위에서 나온 단어로 공동체를 지도하는 은사를 가리킨다. 이것이 앞부분에 소개되지 않는 것이 독특하다. ⑦ 마지막으로 ‘방언’이 언급되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했던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Fee).

고전 12:31 전반부를 반어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삐뚤어진 “더 큰 은사”에 대한 열망을 비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반어법이나 비웃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바울은 앞으로 사랑을 제시하며 사랑을 따라 은사를 활용할 것을 권면한다. 즉 더 큰 은사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사이다. “은사의 가치 기준은 유익성이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좋은/더 뛰어난 길” 혹은 “견줄 수 없는 길”은 사랑이다. 사랑은 더 큰 은사이거나 은사를 대체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유하는 성령의 열매이다.




D. 사랑: 가장 좋은 길(고전 13:1-13)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방언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랑은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서 말한 “가장 좋은 길”이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은사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을 무익하게 만든다(“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대한 해설은 갈런드의 주석을 참고하라). 바울은 그 예로 방언과 예언,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구제와 섬김의 은사를 거론한다(1-3절). 사랑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은사 경쟁구도”를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방향제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4-7절에 제시되는 사랑의 특징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강조된다. 인격화된 사랑은 정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서 가장 잘 드러났으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아가페”에 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요일 4:8, 16).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친절을 베푸신다(롬 2:4, 11:22).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롬 1:18, 2:8).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자기희생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대조되는 사랑의 질적 차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와 질투를 가지시지만,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감정으로 시기하며 화를 낸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찬양과 높아지심은 합당하지만 사람에게 자기 자랑, 교만은 죄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티슬턴은 7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랑은 도움을 주는데 결코 지치지 않고,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결코 소망을 다 소진하지 않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상대인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cf. 고후 1:7, 10:15).

사실 바울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은사(방언)와 연관하여 시기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의 정수는 영적 은사가 아니라 사랑임을 상기시킨다”(갈런드).

결론 단락(8-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었을 영적 은사들(예언, 지식, 방언)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덕목(믿음, 소망, 사랑)의 영구성을 확언한다. 영적 은사들은 불완전하며 그 끝이 정해져 있다(cf.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그런데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믿음과 소망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적 반영으로서, 사랑은 결코 끝날 수 없으며, 최고의 선으로 승화된다”(갈런드).




E. 방언과 예언의 대조(고전 14:1-19)

“사랑을 추구하라”(1절)는 명령은 13장의 결론이다. “신령한 것들[타 프뉴마티카]을 간절히 바라라”는 12장 31절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명령을 반영하며 특별히 방언의 문제와 연관하여 예언을 추구할 것을 제시한다. [타 프뉴마티카]는 “감동된 지각의 은사들, 구두적 선포”(엘리스), 혹은 “발화를 위한 성령의 은사들”(티슬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예배 모임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우위를 차지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14:5-6, 19).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개인을 세운다면(14:2, 4), 예언은 권고와 위로를 통해(14:3, 31), 그리고 그것의 교훈적 기능을 통해(14:19, 31) 공동체를 세운다(14:4). 또한,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이끈다(14:25). 콘린슨은 “예언”[프로페튜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하며, 티슬턴은 단순하게 “건강한 설교”라고 부른다. 그는 예언이 반드시 예배 시간에 주어진 계시에 대한 즉각적인 발화일 필요는 없으며 미리 받은 계시를 깊이 숙고하고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고린도 성도에게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권고하므로(14:5) 바울은 예언을 특별한 직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cf. 고전 14:24, 31).

바울은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고든 피)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고전 14:2) 통역하여 교회 공동체가 그 내용을 알아듣고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계시(cf. 갈 1:12, 2:2), 지식, 예언, 가르침만하지 못하다고 말한다(고전 14:5-6, 19). 그 예로서 플루트/하프, 나팔이 명료하지 못한 소리를 내는 것에 관해 말한다(7-11절). 또한, 방언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감사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고전 14:16-17, cf. 16절의 “축복할 때”는 “감사/감사기도 할 때”로 번역해야 옳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예언하기를 구해야 하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12-13절).

바울은 개인을 세우는 즉, 개인의 영적 위상을 높이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방언은 분명히 경계하지만 방언 자체를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다(cf. 그러나 로벗슨과 플러머는 바울이 방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5절)는 바울의 비아냥이 아닌 진심이다. 바울이 거부하는 것은 방언의 활용이 아닌 방언을 통한 “영적 엘리트주의”다. 14절의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할 때 “영”[프뉴마]은 ‘가장 깊은 내면의 것’을 가리키며 “마음”[누스]은 ‘정신’을 가리킨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휴경 상태로 놓아둔다(생각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바울은 서신 앞에서 “같은 정신”(고전 1:10)을 가지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전 2:16).




F. 예언을 선호함(고전 14:20-25)

이 단락에서 바울은 공예배에서 방언 대신 예언에 강조를 두도록 설득한다. 방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 모임에 들어오는 불신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1절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사야의 맥락에서 방언은 구원하는 표가 아니라 복수의 표이며 불신앙을 인친다. 고린도 상황에서 방언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래에 있지 않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거나 회개하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

22절(“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은 다음 절에서 이어지는 예증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더욱 불신앙으로 확고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표”[세메이온]라고 말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방언을 목격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논리적인 광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23절).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듣게 되고”(cf. 요 16:8)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24절). 바울은 여전히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cf. 고전 10:23-33).




G. 예배를 위한 규정과 영적 은사에 대한 결론적 가르침(고전 14:26-40)

이 단락에서 바울은 예배를 위한 규정을 내놓는다. 예배에서의 영적 은사들의 표현은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26절)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40절)해야 한다.“[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33절)기 때문이다.

“모임에서”[엔 에클레시아] 공적으로 방언으로 말할 때는 많아야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야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27-28절, cf. 피는 통역 전에 많아야 두세 방언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동의할 수 없다. 바이스는 방언하는 자가 통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는 고전 14:3, 5 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예언 역시 규제가 필요한데, 예언하는 자도 두세 사람이 말해야 하며 한 사람씩 질서 있게 말해야 한다(29-31절). 두세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함으로 무질서 해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 사람이 예언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일 수 있다(cf. 3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며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고 번역된다. 바렛은 예언은 직임이기보다는 기능이라고 말하며 성령님의 주권하에 어떤 사람이든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기에 바울이 교회 전체에게 예언하기를 추구하라고 권한다고 본다- 고전 14:1, 39). 또한, 바울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 의해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는데(27, 30, 32절) 이는 헬라 세계의 통제할 수 없는‘신적 불어넣음’(inbreathing)과 대조된다.

예언을 분별하라는 명령(29절)은 예언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예언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임을 기억해야 한다(고전 13:9-10).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자신과 메시지가 항상 무오할 것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겸손히 교회(회중)의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cf. 고전 2:12-13, 살전 5:20-21).

34절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의 오용에 대한 경고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그렇다면 왜 여자는 모임에서 공적인 발언이 금지되어야 하는가?바울은 11장 5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덮개를 쓰는 한에서 기도하고 (공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이미 교회에서 그렇게 해오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어떤 해석자들은 34-35절을 고린도 교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본다(cf. 고전 7:1 해설 참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어지는 구절들과 조화되지 않는다. 다른 해석자들은 여자들이 모임 중에 잡담하거나 과도하게 방언/예언하는 행위를 경계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어원상 그리고 문맥상의 근거가 없다. 사실, “‘여자들’[아이 귀나스케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자기들의 남편들에게 물으라”(34-35절)는 가르침은 결혼한 부인들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그들의 남편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바울은 일반 여자들이나 여자 선지자들을 위한 규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갈런드, cf. 그루뎀은 일반 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본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35b절). 갈런드는 이 구절이 예언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거슬러 자신의 남편이나 다른 손위 남자 친척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아내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cf. 고전 11:6). 바울은 결코 영구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침묵하라(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cf. 고전 14:28, 30).

37절의 “편지하는 이 글”은 12장 1절에서 시작된 전체 문단을 가리킨다. 바울은 은사 문제의 결론을 맺으며 자신을 스스로 특별히 “신령한/영적인 자”로 여기는 자들을 경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36절). 그런즉 “모든 것을 품위 있게(단정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40절). 바울은 방언을 금하고 예언만 격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한다.






X. 부활 (15:1-58)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고전 15:12)로 인하여 부활의 주제를 다룬다. 이 문단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 가능성과 그 성격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견해를 바로 잡는다.


A. 서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선포와 믿음(고전 15:1-11)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의 진실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으로 전재한다. 그가 확증하려는 것은 자신의 선포와 다른 사도 혹은 부활의 증인들의 선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11절). 바울의 말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받은 복음에서 이탈해 있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경고가 들어있다.

2절의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번역된 동사는 현재형이다. 3-4절의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는 과거형이며 “다시 살아나사”는 완료형이다. 완료형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된 것임을 강조하며 또한, 그분의 죽으심이 대속적 죽으심(3절)임을 분명히 한다. 그분을 부활을 본 많은 형제들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음을 언급함으로써 그분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8절에서 바울은 목격자의 목록에 자신을 포함한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으며 그 은혜로 지금까지 복음에 수고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그의 사도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간주하는데(9절, cf. 엡 3:8)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가 되었음을 확증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한다(10절).




B.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의 결과(고전 15:12-19)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했다(cf. 이는 딤후 2:18 에서 주장하는 소위 “실현된 종말론”과는 다르다. 갈런드는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인간론의 영향 부활의 물질주의적 측면을 거부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13, 15-16절), 복음을 전하는 일도 헛되며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14-15절). 또한, 복음을 믿는 것도 쓸모없으며(14,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멸망했을 것이다(18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19절).

12절부터 34절까지는 ABAˈ 패턴을 따른다.

A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의 결과(15:12-19)

B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사실이므로 생겨나는 결과(15:20-28)

Aˈ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의 결과(15:29-34)




C.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사실이므로 생겨나는 결과(고전 15:20-28)

바울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전제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며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20, 23절).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한다.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과 관련하여 아담 안에 포함된다. 한편,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

“이 단위는 바울이 왜 아주 확고하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변호하는지를 드러낸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정말로 없다면, 그때 죽음은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로서 마지막 때를 넘어서까지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에 사라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요구한다”(갈런드).

24-25절에 나타나는 “때”는 23절의 그리스도의 “강림”[파루시아]의 때를 가리킨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며(25, 27절) 마지막 때에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며(24절, cf. 골 1:20)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28절, cf. 이러한 표현은 위격의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28절의 마지막 문구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로 번역된다(cf. 롬 9:5).




D.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의 결과(고전 15:29-34)

바울은 여기서 13-19절과 평행을 이루며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다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일이나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29-30절). 논증의 핵심은 분명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논쟁을 낳았다. 대표적인 해석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죽은 신자들을 위한 일종의 대리적 세례로 이해한다. 이는 당시 이교적 제의나 2세기의 마르키온주의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이 견해는 Collins나 Hays를 비롯한 많은 학자가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신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② “죽은 자들”을 은유로 보아(롬 6:11, 엡 2:1, 골 2:13)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이해한다. 이는 헬라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③ 티슬턴을 비롯한 다른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별한 사랑하는 이들과 연합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한다.

31-3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확신하기에 복음을 위해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부활 신앙은 윤리를 낳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다(32절). “선한 행실” “깨어 의를 행하는 것”(33-24절)에 대한 강조는 부활과 그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전제한다.




E. 부활의 육체적 성격(고전 15:35-49)

이 단락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그는 먼저 씨앗의 비유를 통해 씨가 나중에 전혀 다른 형태의 식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각각에게 새로운 형체(몸 [소마])를 주신다고 말한다(38절). 또한, 그는 지상의 여러 종의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40-42절).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영적인 몸[퓨뉴마티콘 소마]”(44절)이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은 ‘지상적인 몸이 천상적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고대의 철학자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신비가 부활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연에 각각 다른 종류의 형체(영광, 형상)를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확신시킨다.

45절에서 바울은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그리스도)을 대조하며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하며, 빌립보서 3:21 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말한다(고전 15:49).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그들의 고향에서 아담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새로운 천상적 존재에 적절한 영적 몸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같이 될 것이다”(갈런드).




F. 모두가 변화될 것임(고전 15:50-58)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지상적 영역과 천상적 영역의 양극성을 근거로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했다. 50절은 그러한 생각을 반영한다. 인간의 연약성을 상징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육체적인 것)은 썩지 않을 것(천상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락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모두가 최후의 날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됨으로 이런 양극성이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한다(51-53절).

“파루시아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이 행하신 변형은 지상적인 것을 천상적인 삶에 적절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최종적 승리를 주장하실 것인데, 죽음은 부활에 의해 정복될 것이기 때문이다”(갈런드).

54-55절의 인용구는 이사야 25:8, 호세아 13:14(칠십인역)을 반영하고 있다. 56절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 죽음이 죄의 능력을 풀어 놓으며 죄를 통해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56절)이라는 표현은 “율법은 죄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은 죄를 계속해서 자극하며 죄의 판결로서 죽음을 선고한다”는 의미다(cf. 롬 5:12-14, 7:7-13, 고후 3:6).

이 단락은 도덕적 권면으로 결론을 맺는다. 34절(“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라고 권고한다(cf. 고전 15:1-2, 14).






XI. 연보에 대한 가르침들과 여행 일정들 (16:1-12)


A.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가르침(고전 16:1-4)

이 본문은 바울이 연보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바울은 일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하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연보의 목적이나 의의에 대해 전혀 논하지 않는다(cf. 고후 8-9장, 롬 15:25-32).

갈런드는 2절의 연보를 위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연보는 규칙적으로(“매주 첫날에”), 보편적으로(“너희 각 사람이”), 체계적으로(“모아 두어서” “따로 떼어 두어”), 비례하여(“수입에 따라” “어떤 번영이 그들에게 왔든지 간에”), 자유롭게(“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3절에서 바울은 연보를 “은혜(선물)”로 묘사하며(cf. 고후 8:4-7)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뽑은 대표단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울은 전 세계의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대면하게 되는 전력을 세운다... 이방인들의 신앙과 모금을 통해 대표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바울에 의해 의도된 것이다”(갈런드).




B. 바울의 여행 일정(고전 16:5-9)

바울은 여름이 이를 때까지 에베소에 있다가(8절) 그 후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와서 교회와 함께 겨울을 지내며 머물기를 계획한다(5-6절). 그는 고린도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했으며 아울러 그의 다음 선교지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기 원했다(6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7절, cf. 고전 4:19, 롬 1:10, 15:32) 그렇게 하기 원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통해 확인되듯이 바울의 이 계획은 변경되었다. 바울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고린도를 급히 떠나야 했다(cf. 고후 2:1-4, 7:5).




C.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소식(고전 16:10-12)

바울은 끝인사에 앞서 디모데와 아볼로를 언급한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굳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이를 것인데(고전 4:17) 고린도 교회는 그를 “주의 대리자”로 알아 그를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아볼로의 수사에 매료되었으며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현재까지는 고린도에 갈 계획이 없음을 밝힌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어떤 가정도 합당한 근거를 갖기 힘들다.






XII. 끝인사 (16:13-24)

마지막 도덕적 권면의 첫 번째 동사인 “깨다”[그레고레이테]는 “지켜보다, 경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어지는 세 동사 “굳게 서라. 남자가 돼라. 강하게 돼라”는 군사적 성격을 드러내며 구약(칠십인역)의 용어를 반영한다. 14절에서는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한다. “사랑은 그들의 분열의 상처, 소송,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서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홀대를 치유할 것이다”(갈런드).

15-18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칭찬한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해방노예로서 스데바나의 일행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이다(폴 바넷). 특별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친 자로 소개된다(cf. 고전 13:5, 9:19). 바울은 이같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한다.

이어서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인사를 전하며,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cf. 행 18:2, 롬 16:3, 딤후 4:19)의 가정 교회의 개인적인 인사를 추가로 전한다.

22절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언한다. 이러한 저주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완고한 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22절의 마지막은 아람어 “마라나”(우리 주님) “다”(오다)는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기록된다. 이는 다음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1) “우리 주님이 오셨다” (2)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혹은 “우리 주님이 지금 현존하신다” (3)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cf. 계 22:20). 이 표현이 저주 선언에 이어 나오는데, 첫 번째 번역이 저주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고린도후서

성경 해설


고린도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처 입은 관계가 회개와 위로를 통해 회복되는 과정에서 참된 사도직과 새 언약의 직분을 밝힌 목회 서신이다. 바울은 여행 계획 변경과 약해 보이는 사역 때문에 신실성과 사도성을 의심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역의 형식을 결정하므로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직분의 표지라고 변호한다. 위로·눈물·용서·거룩·화목·관대한 연보와 자기희생적 권위가 복음 사역과 교회의 모습을 이룬다.




2. 책명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와 눈물로 쓴 ‘엄중한 편지’를 언급하므로 실제로 오간 편지의 순서에서는 적어도 네 번째일 가능성이 크다(고전 5:9; 고후 2:3-4; 7:8-12). ‘후서’는 현존 정경의 배열을 나타내며, 하나의 단순한 후속편보다 오랜 갈등과 방문·편지·사절의 역사를 담은 서신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이며,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의 성도들이다(1:1). 개인적 고난과 여행, 디도와 연보, 고린도 교회와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구체적 증언은 바울 저작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뒤 드로아와 마게도냐를 거치며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들었고,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며 주후 55–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2:12-13; 7:5-16; 8:1; 행 20:1-2; 폴 바넷, 『고린도후서』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고린도전서 뒤 바울은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고, 심한 슬픔과 눈물로 엄중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다. 다수는 회개하고 징계를 시행했으나, 외부에서 온 경쟁 사역자들은 추천서·수사 능력·영적 체험과 유대적 자격을 자랑하며 바울의 약함과 무보수 사역, 변경된 여행 계획을 공격하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했다(2:1-11; 3:1; 7:8-12; 10:10-12; 11:4-23). 바울은 회개한 교회와의 화해를 굳히고 징계받은 자를 용서하게 하며,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완성하고, 거짓 사도의 기준에 맞서 십자가를 닮은 사도직을 변호하여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려 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폴 바넷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11은 인사와 환난 중 위로, 1:12–2:13은 여행 계획 변경과 눈물의 편지·용서에 관한 개인적 변론이다. 2:14–7:4은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영광, 질그릇,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화목의 직분과 거룩을 통해 사도 사역을 설명한다. 7:5–9:15은 디도가 전한 회개 소식과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다룬다. 10:1–13:13은 바울의 약함을 멸시한 경쟁자와 거짓 사도를 반박하고, 고난과 환상·육체의 가시를 통한 어리석은 자랑, 임박한 방문과 자기 점검 및 마지막 축도로 끝맺는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성도를 환난에서 무조건 빼내기보다 환난 중 위로하시고,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받는 이를 위로하게 하신다(1:3-7). 바울이 죽음의 선고 같은 고난을 겪은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1:8-11). 사도의 고난은 복음 실패나 믿음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교회를 위해 흘러가는 통로다. 교회도 고난을 낭만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기도로 서로를 붙든다.

새 언약의 직분은 돌판의 문자보다 성령이 마음에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정죄보다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3:1-11; 렘 31:31-34; 겔 36:26-27). 이는 구약성경이나 하나님의 도덕법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죄인을 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만 언약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뜻이다. 주께 돌아올 때 수건이 벗겨지고 성도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3:12-18). 복음 사역자는 말씀을 혼잡하게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 앞에 밝히 드러낸다(2:17; 4:1-6).

복음의 보배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담겨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인다(4:7).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고 그 죽음의 섬김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 역사한다(4:8-15). 참된 사도적 권위는 사람을 지배하거나 자기 영광을 과시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며, 약함 가운데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한다(10:8; 12:9-10; 13:4). 환상과 능력 자체보다 바른 복음·고난 속 인내·거룩한 성품과 섬김이 사역자를 분별하는 기준이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를 인치고 장차 받을 유업의 보증을 마음에 주신다(1:18-22). 모세의 얼굴에 비친 사라질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언약에서 영구히 빛나고, 성령은 마음의 수건을 벗겨 자유와 변화를 주신다(3:7-18; 4:6).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5:17-19). 현재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처소와 부활 생명을 바라보므로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4:16–5:10).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연보는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은혜의 교제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복음이 자원하는 관대함의 근거이며, 균등은 모든 소유를 똑같이 만드는 강제가 아니라 한 지체의 풍성함이 다른 지체의 부족을 채우는 언약 공동체의 상호 돌봄이다(8:1-15; 9:6-15). 투명한 동역자와 책임 있는 관리가 헌금의 신뢰를 지킨다(8:16-24).




8.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5:21).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약함으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며,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8:9; 13:4).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어서 살아 있는 자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살게 한다(5:14-15).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도와 교회에 화목의 말씀과 직분을 맡겨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게 하신다(5:18-20).




9. 읽는 방법

고린도후서를 성공한 지도자가 비판자에게 자기 권위를 방어하는 지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변론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자기 홍보가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세우려는 부득이한 ‘어리석은 자랑’이다(10:8; 11:1-4; 12:11-19). 그는 계시보다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고 권위를 파괴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로 재정·성·권력 남용을 감추는 지도자는 바울이 아니라 사람을 종으로 삼고 착취한 거짓 사도의 모습을 닮는다(11:13-20).

‘육체의 가시’가 질병·시력 문제·박해자·영적 공격 중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확정하지 않는다. 가시의 정체를 특정 질병과 동일시하거나 모든 고난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보편 공식으로 만들기보다, 바울이 세 번 제거를 구했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약함 가운데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웠다는 중심을 붙들어야 한다(12:7-10; 폴 바넷, 『고린도후서』 12:7). ‘새로운 피조물’도 개인의 내적 변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와 화목의 질서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다(5:14-21).

<특별 주제: 고린도후서는 한 편의 서신인가>

일부 비평학자는 2:14–7:4이 여행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8장과 9장이 각각 연보를 다시 소개하며, 10–13장의 날카로운 어조가 1–9장의 화해 분위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편지를 결합한 문서라고 본다. 특히 10–13장을 2:3-4와 7:8에 언급된 ‘엄중한 편지’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널리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존 사본은 고린도후서를 한 서신으로 전하고, 어조 변화는 회개한 다수와 아직 반항하며 거짓 사도를 따르는 소수를 각각 대하는 목회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폴 바넷, 『고린도후서』 서론; 머리 J. 해리스, 『고린도후서』 서론).

2:14–7:

4도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드로아의 불안에서 마게도냐의 위로로 넘어가는 사이에 바울이 자신의 새 언약 사역이 왜 고난과 화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큰 괄호다. 8장과 9장의 반복은 서로 다른 교회에 보낸 조각의 증거라기보다 연보의 모범·준비·신학을 단계적으로 권면하는 수사로 읽을 수 있다. 모든 편집 가능성을 영감의 부정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정경의 자기 형태를 여러 가상 문서로 해체하기보다 한 서신의 복잡한 목회적 흐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고린도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폴 바넷, 『고린도후서』; 머리 J. 해리스, 『고린도후서』;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고린도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고린도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서문 (1:1-11)


A. 문안 인사(고후 1:1-2)

바울은 첫 인사말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의 신적 권위를 분명히 한다. 이는 앞으로 논의된 중요한 주제(사도성에 대한 변호)에 대한 기초가 되다. 디모데는 공동 저자라기보다는 공동 발신자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를 수도로 두고 있는 온 아가야 지역의 교회이다.

은혜(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와 평안의 원천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고후 4:5)이시다.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며 교회에 은혜와 평안히 있기를 바란다.




B. 송영(고후 1:3-7)

바울은 문안 인사에 이어 하나님께 송영을 올린다. “찬송하리로다” 이는 주로 유대교 예배 전통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그러나 당시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아버지”로 고백한다. 또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한다(3-4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바울과 일행은 환난을 경험한다-이는 사도성을 약화시키는 증거가 아닌 사도됨의 증거이다. 바울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5절). 그리고 환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바울과 일행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한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6절).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C.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고후 1:8-11)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아마도 에베소, 행 19:23-20:1)에서 당한 고난을 말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고백한다. 이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극적인 경험이며 소망을 낳는다. 이어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cf. 고후 4:14-15).






II. 바울의 개인적 변론 (1:12-2:13)


A. 예비적 변론(고후 1:12-14)

이 짧은 본문은 바울의 긴 자기 변론(1:15-2:11)의 도입 부분이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진실하게 행동해왔음을 양심선언 하며 앞으로 해명할 모든 일에 대해 오해가 해소되기 원하는 마음을 비친다. 바울은 근본적인 태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우리 주 예수의 날에 ... 우리의 자랑”으로 여긴다.




B.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변명(고후 1:15-2:11)

1. 비난에 대한 답변(1:15-17)

한 해 전에 바울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를 방문하여 겨울을 함께 지낼 계획을 밝혔었다(고전 16:5-7). 그러나 예정과 다르게 바울은 먼저 고린도를 짧게 방문했고 그다음 한 번 더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다. 바울은 이를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15절)라고 밝힌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전 방문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바울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나 바울은 17절에서 이는 경솔히 행했거나 어떤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한다. 바울은 여행 계획에 있어서 진심으로 “yes”를 한 것이지 속으로는 “no”라고 말하면서 “yes”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2. 바울의 청렴에 대한 신학적 근거(1:18-22)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미쁘심)을 근거로 제시한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대리하는 자로서 바울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시다(20-22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그것이 죄악된 인간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옛언약 아래 했던 모든 약속의 실현이며, 따라서 옛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예’를 말씀하셨다”(폴 바넷).

3. 변경 이유: 바울은 왜 고린도로 돌아오지 않았는가(1:23-2:2)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여행 약속은 거짓이나 경솔한 말이 아니었다. 그의 계획은 변경되었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한(11:20) 최근 도착한 사역자들과는 다르다(cf. 12:16-19). 바울은 참으로 성도들의 “기쁨을 위한 협력자”였다(24절). 그는 그들을 다시 방문함으로 (직접적인 징계를 통해) 근심/슬픔/고통을 주는 대신 편지를 쓰기로 결정한 것이었다(cf. 고후 7:8-9, 13:10).

4. 바울은 왜 돌아오는 대신 편지를 썼는가(2:3-4)

본문은 바울의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준다. 그는 더 이상 징계하는 무서운 아버지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원했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그들에게 쓴 “엄중한 편지”는 어떤 이들의 비방(cf. 고후 10:9)과는 다르게 실효가 있었다(고후 7:7-8, 11, 15).

5. 편지의 결과: 고린도 교인이 시험을 통과하다(2:5-11)

5절의 “근심하게 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것인지(바울을 거부함), 혹은 다른 공개적인 죄를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cf. 7:12에서는 “그 불의를 행한 자”라고 표현된다. Hughes는 그 사람이 고전 5:1-5에 나오는 “근친상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퍼니시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한다(7-8절).

바울은 앞선 편지에서 그를 징계하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그들은 순종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도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했다고 말한다(9절). 그 사람이 바울을 거스른 사람이라면, 바울은 단지 보복 차원에서 징계를 명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바넷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편지는 바울의 사랑을 알게 된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게 잘못을 한 이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자신들이 바울의 사도 사역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언제가 되든 장래에 바울을 반가이 맞을 것을 증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에 대한 교회의 용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낼 것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다(11절).




C. 드로아의 바울: 사역의 혼란(고후 2:12-13)

바울은 앞으로 전개할 새 언약 사역의 주제로 넘어가는 전환 구로서 드로아에서 겪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즉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다. 바울은 나중에 기록하는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소식을 들은 후에야 위로를 받는다(고후 7:5-6).






III. 새 언약 사역에 대한 변론 (2:14-7:4)


A. 자신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변론(고후 2:14-4:6)

1. 하나님의 개선 행진(2:14-17)

바울은 여기서부터 새 언약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여행 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해명을 멈춘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개선 행진의 은유(14절 “개선행렬에서 이끈다”[스리암뷰오], 이 동사는 전쟁 포로에 대해 사용된다)는 15절의 향기 은유로 이어지는 데 이 향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향기이며(cf. 레 1:9, 2:2) 어떤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cf. 고전 1:18).

사실, 바울의 개선 행진 은유는 역설적인데 이는 정복한 장군인 그리스도의 승리와 행렬 속에 끌려가는 전쟁포로의 굴욕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바넷).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냄새나는 전쟁포로로 암시한다(cf. 바넷은 개선행렬에서 포로들이 걸어갈 때 향을 뿌리는 로마 개선식 이미지와 연관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고난 당하는 종으로 이끄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합당한 것으로 만든다. 십자가형으로 겪은 그리스도의 굴욕이 그리스도의 종의 삶 가운데 재현된다”(바넷).

바울은 자신이(“우리는”-17절)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단언한다(고후 2:17, 3:6).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며 파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11:4-5, 13, 20, 12:11).

2. 사역에 대한 자천(3:1-3)

3장 1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들(2:17)처럼 자신에게 추천서(소개 편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써 주신” 자신의 추천서라고 단언한다. 이 편지는 바울의 마음에 쓰였으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다(2절). 또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모세의 율법과 같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닌 마음에 쓴 것이다(3절, cf. 겔 36:26-27). 바울은 사람의 권위로 쓰인 일반 추천서와 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권위로 쓰인 편지를 이야기한다. “비록 고린도 교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이는 모든 것은 그 기원이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이런 영적 실상이 아가야에서 보이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통한 것이다. 교회 자체가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추천서’로 있다”(바넷).

3. 바울, 새 언약의 일꾼(3:4-6)

바울의 확신은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러한 확신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격 있게 만드셨다(cf. 눅 22:20, 렘 31:31, ). “오직 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의 삶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바로 바울이 갖는 확신의 근거라는 말이다(cf. 겔 36:26-27).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3:1)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다(4절). 그는 자신이 자격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는 2장 16절의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4. 대조되는 두 직분의 영광(3:7-11)

바울은 자신과 “순회 설교자들”을 비교한 후(2:17-3:3) 새 언약의 직분과 옛언약(“구약” 14절)의 직분을 대조해 나간다. 문자(“율법조문” 6, 7절)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문자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다면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으로 더욱 영광스럽다(9절). 문자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지만 영의 직분은 “영광 안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11절).

바울은 옛언약의 직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은 “죽이는” 사역이며 “없어질/폐기될”(7, 11절, BAGD) 것이다. 새 언약이 도래한 이상 옛언약은 적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cf. 고후 5:17).

5. 옛언약 백성: 가려지다(3:12-15)

이제 바울은 옛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의 대조로 넘어간다. 바울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그 빛나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 수건(덮개)을 덮은 사건을 언급하며(출 34:29-35), 그 수건이 이제 옛언약에 속한 백성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고 말한다. 그 덮개는 곧 그들의 완고함이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그들은 옛언약의 조문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cf. 4:6)을 보지 못한다.

6. 새 언약 백성: 드러나다(3:16-18)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은 그 덮개가 벗겨져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이는 바울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 모든 일은 새 언약의 실행자이신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새 언약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8절).

17절의 “주는 영이다”는 표현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영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동일하다는 식의 성령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고전 15:45)으로서 “영의, 새 언약”의 주님이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바넷). 또한, 이 표현은 문맥 안에서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을 강조해 준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18절) 더 이상 옛언약 즉 “죽이는, 정죄의”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살리시고, 의에 이르게”(6, 9절) 하신다는 의미다.

7. 이 직분(4:1-6)

바울은 2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한 새 언약 직분에 대한 담론(2:14-7:4)을 이어간다.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의 반대와 비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행한다. 그는 잘못된 “순회 설교자들”처럼 속이거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과 삶(cf. “너희를 위한 종”)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참된 사역자라는 것을 추천한다(2절).

바울은 속임 없이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만 바울을 오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바울은 이러한 결과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4절)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23)를 전했을 것이며 반대자들은 이에 걸려 넘어지고 그의 복음이 명료하지 못하고 난해하다며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영광의 광채를 본다(고후 3:16-17).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신다. 바울은 천지창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빛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고 표현한다(cf. 폴 바넷은 6절은 바울 개인의 고백으로 5절에서 바울이 섬기는 종이 된 이유를 설명한다고 본다).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은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 마음속을 비춘다. 사도가 본 하나님을 계시하는 ‘형상’, 곧 천상의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바넷).




B. 이 직분: 생명과 죽음(고후 4:7-15)

1. 이 일꾼: 죽음에 넘겨지다(4:7-12)

바울 앞에서 새 언약의 직분(직무)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사실, 바울 자신의 사역과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더욱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한다. 그러나 보배(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 6절)를 지니고 있기에 그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인간 메신저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cf. 고후 3:5, 고전 2:3-4).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며, 이런 능력은 오직 이를 담는 인간 그릇이 ‘진흙’인 곳에서만 볼 수 있다... 빛과 구원을 주는 것은 일꾼 바울 안에 내재된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속에 지니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바넷).

폴 바넷은 8-9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크게 압박당하나 찌그러지지 않으며 당황하게 되지만 완전히 당황하지는 않는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으며 [무기에 의해] 쓰러지나 소멸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가 사역 중에 겪는 고난을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또한, 본받게 된다(10절, cf. 빌 3:10). 이 생명은 또한, 고린도 교인 안에서 나타난다(12절, cf. 고후 4:15).

2. 결과: 고린도 교인의 생명(4:13-15)

바울은 12절에 이어서 1절에서 시작한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울은 “순회 설교자들”과는 다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한다(cf. 바울은 다윗의 시인 시편 116편 10절 칠십인역을 인용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성도를 부활하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안다(14절, cf. 고후 5:10-11). “이렇게 ‘아는 것’은 ‘믿는 것’이 되며, ‘믿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바넷). 바울의 말하는 행위와 동반되는 고난은 일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과 교회를 위한 것이며(cf. 고후 4:12)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C. 죽는 것과 죽음 앞에서의 소망(고후 4:16-5:10)

1. 영광의 영원한 무게(4:16-18)

여기서 바울은 문학적 복수로서 자신을 나타내던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는 일반 신자들에 대한 복수로 사용한다. 16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는 앞에 있는 내용(특별히 14절)에 의존한다는 표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에(14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11절)기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갱신된다.

17-18절은 현 시대와 오는 시대 간의 종말론적 이원성을 제시한다. 1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데 이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관점의 문제다. 환난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고 영광으로 이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는 사람은 역사의 끝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안다”(맥그래스, 폴 바넷 주석에서 재인용)

2. 중간적인 시대에 살아가기: 탄식(5:1-5)

5장 1절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2절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와 함께 “부활체”를 가리킨다(cf. 고전 15:51-54, 빌 3:21). 고린도 성도는 죽음 이후에 부활체를 덧입을 것(“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 4절)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사모한다(1, 2절).

폴 바넷은 바울이 여기서 보편적 부활 전에 개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며 그런 의미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8절)을 원한다.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담보’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종말에 대한 ‘탄식’은 고통으로 괴롭지만 동시에 소망으로 가득찬 가운데 아이를 낳는 여자의 탄식과도 같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여기서 ‘보증금’이나 선금으로 묘사된 성령에 영감을 받게 된다.”(바넷).

3. 중간적인 시대에 살아가기: 확신과 헌신(5:6-10)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몸은 주님과 떨어져 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장막 집”을 벗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걸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로 산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만하고 비현실적으로 영적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바울은 우리가 아직 몸으로 있는 동안(6, 8절) 우리는 주와 함께 있지 않으며,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며(7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기시킨다”(바넷).

10절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나며 응당 상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이 정직하게 사역했음과 성도들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함을 동시에 상기시킨다. 성도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은 최종적 구원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드러내는 차원에서 있게 될 것이다(바넷).




D. 하나님의 일꾼들(고후 5:11-7:1)

1. 바울의 사역: 자부심의 근거(5:11-13)

바울은 여기서 다시 새 언약의 직분 주제로 돌아온다. 그는 이후로 자신이 사도로서 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변호한다.

바울은 주님의 심판의 두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아마도 “순회 설교자들”)을 권면(설득)한다. 그는 외형적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12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행위가 드러날 때에(10절)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인다”([파네오로]=10절)고 담대히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에 좌우되지 않는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 정신이 아니라도”“정신이 온전하여도” 이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폴 바넷은 “제 정신이 아닌”(13절)을 무아경의 상태로 이해하며 이는 “자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무아경의 체험과 계시 등으로 자신들의 사역 정당성을 호소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역자들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무아경의 설교나 행동의 경험 자체는 관계가 없다. 진짜 사역자의 분별에 근본적인 것은 사역자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데 헌신하는지 여부다.”

2. 사도 사역의 범위: 모든 사람(5:14-17)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너희(성도)를 위한” 사역의 동기를 말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cf. 롬 5:18)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죽으신 것이다.

16절의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은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바울과 신자들은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즉 사람들의 외모(12절)나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분별하게 하심을 따라 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역사적 인간 예수가 아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에 따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로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것은 지극히 바울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끝나고 새것, 곧 새 창조가 시작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리자며, 역사를 두 시대로 양분한다... 이전 창조 안의 ‘옛’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대상, 곧 ‘육신을 따라’ 사는 믿음이 없는 자기중심의 삶이며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바넷).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며(15절) 그분의 교회를 위해 사역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모든 성도에게 합당하다고 말한다.

3. 일꾼을 통한 하나님의 호소(5:18-6:2)

폴 바넷은 이 본문은 편지 전체의 요체이며 특별히 6장 2절은 전체 편지의 핵심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대속)과 구속의 목적(화목), 그리고 사도에게 맡기신 사명(“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 위엄있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의 입을 통해 세상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협력자이며 동역자이다. 18절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와 19절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신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cf. 고후 6:3-4).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19절, cf. 롬 5:10).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21절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 되게 만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cf. 갈 3:13).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롬 5:1, 9) 것에 달려있다”(바넷).

20절의 “하나님에 의해 화목하게 돼라”는 수동태 명령법은 인간의 호응이 필요함을 알려 준다.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하는 바울(그리스도의 사신)의 말씀[로고스]을 거절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6장 1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명령은 이미 받은 성령님과 복음에 대해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이는 ‘새로 도착한 반대자들’(2:17-3:1, 5:11-13, 11:13-23)과 이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 인용(사 49:8)은 바울 자신의 사도 권위를 구약 선지자들과 유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받아들여질 만한’[유프로스덱토스] 때이며 구원의 날이다”

4. 하나님의 일꾼의 신임장(6:3-10)

바울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에든지 누구에게도 거리낌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일꾼”(종, “새 언약의 일꾼”-3:6)으로서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많이 견디고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인내 안에”(4절) 있는 것은 사도다움의 특징이다(고후 12:12). 바울은 압박, 궁핍, 곤란, 매 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4-5절)을 경험한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를 나타내며,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한다(6-7절).

또한, 사도는 다음을 통해 직분(직무)을 수행한다: 좌우 의의 무기, 영광과 욕됨, 악평과 좋은 평판을 통해(7-8절). 이어지는 일곱 대구는 바울을 외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과 이를 변호하는 바울의 내적 실제를 표현한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8-10절).

폴 바넷은 그의 주석에서 휴즈(Hughes)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찬송 같은 구절은 바울 사도의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이 구절은 모든 진지한 독자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고 승천한 주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욱 자신의 삶과 재능을 새롭게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대의를 한결같이 수행하는 일에 바치라고 자극한다.”

5. 오, 고린도 교인이여, 나의 사랑에 보답하라(6:11-13)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권면한다. 말인 즉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 마음이 좁지 않은데 고린도 교인은 바울을 향한 애정에서 좁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11:11).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의 말로 듣고 바울을 행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다. 결국, “‘구원의 날’에 하나님과 화목해지라는 바울의 요구는(5:20, 6:2) 사실상 바울 자신과 화목하게 돼라는 요청이다”(바넷).

6. 구별될 것을 요구하다(6:14-7:1)

이 단락을 바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전후 문맥의 연속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 구절(6:11-13)에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는 요구는 우상숭배 의식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부응할 수 있다. 이는 바울의 “엄중한 편지”의 내용이었을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즉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울의 사도 지위에 대한 변호의 절정으로 여기에 배치된다”(바넷).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14절)는 말은 신명기 22장 10절에 기초한 은유로서 불신자와 연관되지 말라는 경고다. 이는 이방인과의 사회적 교류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전 5:9-10, 10:27) 특별히 이방의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다섯 개의 대조적 수사적 질문(6:14-16)은 구별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별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시다(16-18절, cf. 레 26:11-12, 렘 31:1, 겔 20:34, 호 1:10, 사 43:6, 52:11). 그러므로 믿는 자는 우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전 10:14-21).

15절의 “벨리알”은 히브리어 ‘브리야알’(가치 없음)이라는 단어가 중간기 문헌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를 차용한 것 같다. 혹은 14절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말에 이어 ‘벨리 욜’(멍에가 없다)을 사용함으로써 ‘랍비의 언어유희’를 시도했는지도 모른다.

7장 1절의 “육과 영”이라는 표현은 어떤 육체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정결 요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바넷). 고든 피는 이를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의 의미로 이해한다.




E. 맺음말: 격려의 말(고후 7:2-4)

본문은 2장에서 시작된 사도 직분에 대한 긴 여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 편지의 후반부(8-13장) 내용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처럼 잘못을 하거나 부패하게 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으니(cf. 11:3, 20, 12:16)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을 넓히라고 권한다(cf. 고후 6:13).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려는 의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그들에 대해 마음을 넓혔다고 말했다(고후 6:11).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환난/근심/고통”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경험한다. 이어지는 구절(5-16절)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 경험한 위로와 기쁨을 고백한다.






IV. 마게도냐의 바울: 디도가 고린도 소식을 전하다 (7:5-9:15)


A. “엄중한 편지”의 영향(고후 7:5-16)

1. 디도의 도착에 따른 바울의 기쁨(7:5-7)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개인적 변호(2:12-13)를 다시 시작한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옴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디도는 바울의 “협력자, 동역자”(8:23)였으며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8:16).

2. 고린도 교인이 편지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바울의 기쁨(7:8-12)

이전에 디도를 통해 보내졌던 “엄중한 편지”는 어떤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은 이를 이행함으로써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울과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바울의 대면을 대신한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에게 상처를 주었고 바울은 이 일을 후회하게 되었다(8절). 그러나 그 편지는 결국, 고린도 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였으며(9-10절), 바울은 이로 인해 안도감을 가지며 기뻐하게 되었다. 11절에 나타난 일곱 가지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회개”(10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으로, 바울이 그 편지를 쓴 실제 목적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자신)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이 스스로 바울에 대한 참된 헌신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었다(12절)”(바넷).

3. 고린도 교인에 대한 바울의 신뢰(7:13-16)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인에 대해 자랑을 했는데, 디도는 고린도에 도착하여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반응(“열심/충실”-7절)을 확인하고 안심하였으며(13절) 더욱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15절). 바울은 디도의 일로 더욱 기뻤으며 고린도 교인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한다. 이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재회할 수 있게 되었다.




B. 연보를 마칠 것에 대한 권고(고후 8:1-9:15)

1.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교인을 향한 호소의 근거(8:1-7)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긍정적인 반응과 디도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1 년 전 디도를 통해 시작된(8:6, 10) 연보 모금에 대한 충고를 조심스럽게 시작한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모범으로 연보에 동참했는 지를 말한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으며(2-3절)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했다(5절).

이제 디도는 고린도후서를 들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시작한 연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6절).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풍부함을 언급하며(믿음, 말, 지식) 다른 교회 성도를 향한 “은혜”[카리스]도 넘쳐야 한다고 말한다.

2. 예상 가능한 오해(8:8-15)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시작한 연보를 완료하라고 권고한다(11절). 그러면서 이러한 권고를 통해 따라올 수 있는 세 가지 오해에 대해 답한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권고가 명령이 아닌 충고라고 한다(8, 10절). 연보에 동참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의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 둘째로, 바울은 이들에게 가진 것 이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년 전에 자원하여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라는 것이다(10-12절). 셋째로, 이 연보의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간의 균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13-15절, cf. 출 16:18).

9절에서 바울은 모금을 완료하라는 호소의 절정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과 은사 둘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요하게’ 되므로, 합당한 반응은 오직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대함일 수 있다. 이는 8-9장의 메시지다.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바넷).

3.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세 형제에 대한 추천(8:16-24)

이 구절은 이 편지의 전달자인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한 추천서 역할을 한다. 교회의 모금 완료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 형제(18절)는 잘 알려진 사람으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이며 바울과 함께 모금과 전달 사역을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19절, cf. 행 20:4 소바더, 이스다고, 세군도 중 한 명일 수 있다). 또 다른 형제(22절)는 디도와같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이며 “여러 교회의 사자”(23절)다.

19-2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거액의 연보”와 관련하여 오해될 수 있는 상황들을 변호한다. 23절은 다시 한번 세 명의 형제들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추천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은 그들이 이르렀을 때 모금을 완수해야 한다(24절, cf. 9:5).

4. 임박한 바울의 고린도 방문(9:1-5)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먼저 보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일 년 전부터 자원하여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하였는데 이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세 형제를 미리 보내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곧 다른 마게도냐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인데 그때에 연보가 “강제”가 아닌 “자원함”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5. 너그럽고 후한 연보의 복(9:6-15)

이제 이 단락에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고린도 교인의 후한 기부를 격려한다. 그는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6절)는 교훈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시는 분이시다(10절, cf. 폴 바넷은 여기서 “의”는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증시된 “넉넉함의 의”라고 본다. 호 10:12, 칠십인역,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라...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오기까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사 더욱 베푸는 일에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8절).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cf.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고전 16:2) 즐거이 내야 한다(7절). 바울은 마지못해 하는 기부나 혹은 “되돌아오는 복”을 바라고 하는 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목적은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동기부여로써 예루살렘 성도들의 궁핍을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유대의 끈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루살렘 성도는 이방 교회의 “봉사의 직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방 교회를 사모하며 위하여 간구하게 될 것이다(13-14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모금을 완료하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도 복음의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꺾지 않는다. 바울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혜’로, 곧 그가 일컫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사’로 또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한다”(바넷).






V. 고린도 교회: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라 (10:1-13:13)


A. 바울이 도착할 때 그들을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길 구하다(고후 10:1-11)

1. 징계에 대한 바울의 변론(10:1-6)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대면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 그러나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이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10절)고 생각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의식한 듯 자신이 다시 대면할 때에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다(2절).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육신 ‘안에’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3절, cf. 4:7). 이어지는 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전쟁/군사 이미지’로 비유한다. 그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의 목적은 모든 이론/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4-5절). 바넷은 문맥 안에서 이 “무기들”을 고린도 교인을 훈계한 직무로 이해한다. 비방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한 훈계가 단지 상처 주며(7:8) 위협하는(9절) 일이었을 뿐이라고 여긴다.

6절은 바울의 재방문 때 있게 될 일에 대한 경고이다(cf. 고후 12:21, 13:2)

2.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10:7-11)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들 앞에 있는 것, 곧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 덕분에 존재하게 된 교회를 보라고 촉구한다(7절, cf. 3-6절)”(바넷). 바울은 사도로서 훈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회를 겁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다(8-9절).

비방자들은 바울의 ‘엄중한 편지’가 사람들을 겁박했으며 대면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비난했다(10절).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온유와 관용” 안에서 자신의 권세(다스림)를 행하고 있다고 변호한다(11절).




B.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고후 10:12-12:13)

1. 훼방꾼들(10:12-18)

바울은 이제 자화자찬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11:5, 12:11)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바울의 주요 반대자들이며 외부인들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스스로 자랑한다. 그러나 바울은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13, 15절).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18절, cf. 고후 3:5).

12절과 18절에 나타나는 “칭찬하다”는 단어는 “추천하다”는 뜻으로 3장 1절에서 언급되었던 “자천하다”와 같은 동사이다. 이는 추천서가 필요했던 순회 설교자들에 대한 재언급을 암시한다.

15-16절의 “규범”(13절의 “범위”)은 사역의 영역, 곧 전도 활동 범위를 가리킨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에서만 사역했다(cf. 반대자들은 바울이 게바의 영역-유대인 전도-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폴 바넷). 그러나 외부인들(유대인 전도자들)은 추천서를 받아 “고린도에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확립한 영역을 침범했다.”

2. 어리석은 자의 말(11:1-12:13)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대항하며 스스로 어리석은 자랑이라 하며 육신의 배경을 자랑한다(11:1, 16). 그 자랑의 내용은 11장 21b절부터 12장 10절까지 계속된다.

a. “어리석은 자의 말”: 서론(11:1-21a)

① 고린도 교인이 속이는 자들을 “용인하다”(11:1-4)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인 전도자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4절) 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한다(문자적으로 ‘참아 주다’)고 책망한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이들이 아닌 바울을 ‘참아 주어야’ 한다(1절). 왜냐하면, 바울은 아버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혼시킨 자신의 딸(고린도 교회)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

② 바울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11:5-6)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반어적으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신은 이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에는 특별히 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cf. 고후 12:11).

③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을 꺾다(11:7-12)

바울은 반대자들의 비난 즉 자비량하는 문제와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에 대해 변호한다.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7절) 고린도 교인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이다(9절). 이는 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11절). 그리고 바울을 후원을 받지 않는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12절).

④ “거짓 사도들”(11:13-15)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5절)의 정체가 밝혀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 “의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들은 앞서 언급된 순회 설교자들(2:17-3:1)과 동일인들이며(바넷),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며(10:12, 18) “다른 예수/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11:4), 바울과 동등하게 여겨질 기회를 원하는 자들이다(11:12). 이들의 끝은 사탄의 운명과 같이 그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15절).

(5) 어리석은 자가 자랑하다(11:16-21a)

이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힌 후 자신도 그들의 “어리석은 자랑”처럼 자신도 “육신을 따라”(18절) 자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하기에 앞서 그들의 자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한다(19-20절).

b. “어리석은 자의 말” 본문(11:21b-12:10)

① 비교: 대적자들과 바울(11:21b-23a)

바울은 10장 12절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과 분류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과 바울 자신을 비교한다. 이 비교는 바울의 “비극적-희극적 흉내, 곧 ‘어리석게 말하기’다.”

이어지는 바울의 자랑 목록을 통해 독자는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들은 히브리 민족(헬라어를 구하사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22절). 또한, 그들은 “가장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리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② 바울의 약함 목록(11:23b-33)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고난 목록을 자랑한다. 이는 그들의 승리주의에 대한 반격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진정한 사도의 특징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낸다(cf. 고후 4:7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파선과 같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이 외에도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모든 교회를 위한 목회적 근심과 성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이었다(28-29절).

“현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찰에서, 크리소스토무스는 오래전 바울이 여기서 결과나 자기 회심자의 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바울은 오직 전도하는 수고 중에 겪는 고난이 자신의 소명의 실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할 뿐이다”(바넷).

32-33절은 고난 목록이 끝난 상황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 듯한 어색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내려가는” 이야기로 13장 2절의 “올라가는” 이야기를 준비시킨다. 또한, 두 이야기는 연대기 순서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구절은 바울의 승리주의가 아닌 반 승리주의로 도망자의 신세를 기술한다.

③ 약함의 절정(12:1-10)

바울의 “약함 자랑”의 절정은 “육체의 가시”(7절)를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그런 약점을 가진 것은 교만해질 수 있는 “환상들과 계시들” 경험 이후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cf. 2-4절 구조 분석은 폴 바넷의 주석을 참고할 것).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한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는데 이는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9절).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환상과 그런 경험을 통한 자신들의 높아짐을 자신들이 “큰 사도”라는 증거로 제시했다.

“셋째 하늘(가장 높은 하늘, 낙원)” 환상은 14년 전의 일로 AD 42년경 바울이 경험한 것이다. 이 시기 즈음에 있던 환상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9-10절에 나타나지만 동일한 환상인 것 같지는 않다. 바울은 아마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환상을 언급하며 그 강조점을 약한 것들(“육체에 가시”)에 대한 자랑에 두고 있다(5, 9절).

“육체에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석 역사에 많은 의견이 있다. 예를 들면, 눈명, 말라리아, 간질, 부족한 언변, 성적 유혹(중세 학자들), 사도직에 대한 반대와 박해 등. 폴 바넷은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언급하는 것과 앞서 “사탄의 일꾼들”(11: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등을 근거로 바울을 반대한 세력으로 본다. 그러나 어떤 견해든 모두 약점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은 그의 백성의 삶 안에서 재현된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가시/말뚝으로 바울의 들뜬 자만심을 매단 ‘십자가’로 귀결된다. 부활로 그리스도를 살리고 이렇게 그와 함께 신자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인내, 감내, 온유, 관용 안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낳는다”(바넷).

c. “어리석은 자의 말”: 결어(12:11-13)

바울은 책망의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자신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울은 결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이 사도에 속한다는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것이다(신적 수동태).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최대한의) 참음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12절).

13절은 반어적으로, 고린도 교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말한다.




C. 임박한 세 번째 방문 준비(고후 12:14-13:13)

1.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12:14-19)

바울은 11장 9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는 다시 강조한다. 그는 부모-부양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받고 있던 오해에 반박하여 확실하게 말한다. 그 오해는 그가 속임수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었다(16-18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사랑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한다(19절)

2. 바울의 세 번째 방문에 따른 경고(12:20-13:4)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재차 언급하며 그 방문 때에 두 번째 방문 때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교회의 분열과 성적인 문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만약 전에 죄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징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가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리라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 후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이다(행 20:23).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반대자/비방자들을 의식한다. 그들은 바울의 두 번째 방문에서의 징계가 약했으며 실패했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약함”을 보여준 것일 뿐 그의 사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같이 “강하다”고 역설한다(3-4절).

3.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13:5-10)

바울은 자신에 대한 증명(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검증하라는 권면으로 넘어간다. 그의 관심과 바램은 오직 성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다(7, 9절). 고린도 교인의 자기 검증 결과는 바울 사도의 사역 결실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있음을 안다면(바울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그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폴 바넷은 9절의 “약할 때”의 “약함”은 사도 바울의 사역 방식(온유와 관용-10:1, 슬퍼함-12:21)을 의미하며, 그의 고난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바울의 사역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 받는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의 ‘능력’은 바울의 ‘약함’의 결과이며, ‘약함’을 대가로 한다”(바넷).

4. 마지막 인사(13:11-13)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 앞서 짧게 끊어지는 권고들을 쓴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돼라/회복돼라(수동태 명령형, 명사형 ‘회복’-9절)” “위로/격려를 받으라” “마음을 같은 것에 두라” “평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갈라디아서

성경 해설


갈라디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갈라디아서는 여러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논쟁적 목회서신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복음이 낳는 자유와 성령의 삶을 선포한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 교사들에 맞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서신의 격렬한 어조는 개인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하나 됨이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2. 책명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2). ‘갈라디아’는 본래 소아시아 중북부에 정착한 갈리아계 민족의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고,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전자를 따르면 북갈라디아설, 후자를 따르면 바울이 첫 선교여행에서 방문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니온·루스드라·더베를 포함하는 남갈라디아설이 된다. 정확한 수신 지역은 논쟁되지만 서신의 복음적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사도 바울을 저자로 명시하고 그의 회심, 예루살렘 방문, 베드로와의 만남과 안디옥 사건을 일인칭으로 증언한다. 바울 저작은 문체와 신학, 초기 교회의 증언에서 확고하게 인정된다. 남갈라디아설을 따르면 첫 선교여행 뒤 예루살렘 회의 전인 주후 48–49년경에 기록된 초기 서신일 수 있고, 북갈라디아설을 따르면 주후 5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방문과 사도행전의 어느 방문을 연결하는지에 따라서도 연대가 달라지므로 확정하기 어렵다(최갑종, 『갈라디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 다른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방인 신자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사도적 권위를 약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구약 자체를 공격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심과 언약 백성의 필수 조건으로 덧붙인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밝히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확증하려 한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10은 인사 직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을 책망하고, 1:11–2:21은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경위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한다. 3:1–4:31은 성령을 받은 경험,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 율법의 저주와 임시적 역할, 아들의 신분과 상속,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논증한다. 5:1–6:10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키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한다. 6:11-18은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과 대조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새 창조를 선포하는 친필 결론이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갈라디아서의 중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다. 죄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2:16). 이는 믿음이 새로운 공로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빈손으로 받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식탁 교제가 부차적인 예절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의와 지위를 받았다는 칭의의 진리를 실제 공동체 생활에서 부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대립하는 악한 것이 아니다. 죄를 드러내고 범법 때문에 더해져 약속된 씨가 오기까지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만, 생명을 주거나 의롭게 할 수는 없었다(3:19-25). 그리스도가 오신 뒤 율법을 언약 백성의 경계와 칭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구속사의 진행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그러나 복음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낳고, 성도는 서로의 짐을 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5:6, 13-26; 6:2).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미리 전하셨다(3:8). 율법은 430년 뒤에 주어졌으므로 먼저 세우신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며,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다(3:16-18).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민족·사회적 신분·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상속자다(3:26-29). 때가 차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4:4-7). 언약 백성의 표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성령으로 사는 새 창조다.




8. 그리스도와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 주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다(1:4; 3:13).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 데 있다(3:14).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자기 의로 사는 옛 자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2:20). 그러므로 십자가는 할례나 종교적 성취를 자랑할 모든 근거를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만 중요하게 만든다(6:14-15).




9. 읽는 방법

갈라디아서를 율법과 구약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반유대교 문서로 읽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논쟁 대상은 유대 민족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칭의와 언약 소속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복음을 왜곡한 가르침이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말도 하나님의 도덕적 뜻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죄와 육체의 자랑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이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도 임의적인 풍유 해석의 허가로 사용하지 말고, 약속과 육체라는 창세기의 실제 구속사적 대조를 바울이 당시 논쟁에 적용한 사도적 해석으로 읽어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갈라디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헤르만 리더보스, 『갈라디아서』; 모이세스 실바, 『갈라디아서』; 최갑종, 『갈라디아서』;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갈라디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갈라디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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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의 신적 기원(1:1-3)

바울은 긴 인사말(1-5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신적 권위(divine authority)로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cf. 17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1절)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한다(cf. 15절).

왜 강조하는가?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계시로 받은, 12절) 복음의 신적 권위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믿음 위에 할례와 율법준수를 추가할 것을 가르쳤다(cf. 행 15:1). 그들은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비방했다.

사도란, “보냄(파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먼저는 예수님이 사도이시며(히 3:1) 예수님의 11제자(요 20:21, 마 28:16-20)와 사도 바울(행 22:21)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거나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11제자(혹은 12제자)와 바울뿐이다. 오늘날 더 이상 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다.




복음의 정수(1:4-5)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면서(3-5절)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한다. 참된 은혜와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온다.

그리스도(4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하나님의 계획)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구원의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분(죽음의 성격)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5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복음이다. 그분의 일이 곧 그분의 은혜(6절, 6:18)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3절)가 따라온다.

우리는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은혜는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cf. 2:21) 은혜와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책망과 저주(1:6-10)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복음의 문제를 다룬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빨리” 떠나(반역, 탈당, 변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놀란다(6절, cf. 고후 11:4).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5:4).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을 흔들어서/선동해서 복음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7절).

저주를 받을지어다(8-9절):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도” 이것은 자신을 복음의 권위 아래에 두고 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cf. 7절, 2:21).

10절:

‘왜냐하면,’으로 시작함, 바울의 확고한 의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복음의 신적 기원(1:11-24)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11절, cf. 1:1).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 된 것이기 때문이다(13절, cf. 고후 12:7).

또한, 13절부터 계속해서 왜 그 복음이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소명(13-17절)과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남(1:18-2:10)을 이야기한다.

13-17절:

① 바울의 회심 이전인 유대교에서의 삶(빌 3:4-6)-핍박(행 8:3) ② 다메섹에서의 회심과 소명(cf. 행 9:1-9)-구별 ③ 소명에 대한 바울의 즉각적인 응답(cf. 고후 11:32-33)

바울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서 ‘자신의 의’와 유대적 삶의 방식을 떠난 것을 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유대적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를 대조한다.

18-24절:

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게바)를 방문한다 ② 15일을 머물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음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과 의논해서, 혹은 배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11-12, 16절)을 강조한다 ③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도(cf. 행 9:3)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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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방문 사건(2:1-10)

1장에 이어서 ‘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지’(1:11-12)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6절) 도리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고(2절) 그들도 “바울의 복음”에 동의했다는 것이다(9절).

1절:

14년 후의 예루살렘 방문은(바울의 회심 33년경+3년+14년=50년경,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와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브루스와 마샬은 사도행전 11:27-30, 12:25의 예루살렘 방문의 때로 보기도 한다.) 이미 할례와 율법준수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행 15:1, 4).

2절:

“계시를 따라”(cf. 행 22:17-18) “그 복음”을 제시함,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3:3, 5:16).

4절:

할례를 강요한 자들(행 15:1)에 대해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자유(5:1)를 뺏으려 했다.

5절: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음-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음(3절, cf. 행 16:13-디모데의 경우) 결국,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음을 증명함.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7-9절:

바울이 무할례자(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함,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강조(8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2:11-21)

게바(=베드로)가 안디옥(안디옥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며, 베드로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다)에 와서 “이방인들”(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할례자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바나바(유대인 목사)와 유대인 성도들도 다 그 자리를 피했다.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는 뜻이다(12절, cf. 행 11:3). 이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며(13절)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않은 것이었다(14절, 1:10-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함)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베드로”(8절)를 책망했다(14절). “유대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같이 음식을 먹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방인들도 유대법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태도이며(16절) ‘무너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위(18절, cf. 엡 2:14-15),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21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기에 바울은 천사라도 책망할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했다.

유대법(전통)을 어기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며(12절, 1:10),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16-17절)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자유하다는 사실(19절)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17절: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킨다(15절).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 한다면,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16절).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조장한 분이라고 할 수 없다.

18-19절:

만약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신율법주의) 나는 결국 다시 율법을 어기는 자(율법의 참된 의미를 훼손하는 자)가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 하나님의 칭의하심을 붙들고 산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며, 죽음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나의 행동을 근거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내가 살아났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cf.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3:11)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14절)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한 자’(4절, 5:1)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5:13).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혜, 21절)으로 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도 다 인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3장 예수님 안에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3~4장은 직설법 형태의 신학적 논증이, 5~6장은 명령법 형태의 윤리적/실천적 교훈이 주를 이룬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의 약속(3:1-14)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의 죽으심(=복음, 1:4)이 눈앞에 공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마법에 걸리게 하느냐?(1절) 왜 아직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cf. 2:21, 5:4)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13절).

2~5절: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음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 때문이다.”(2절, cf. 행 10:44-고넬료 사건)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사람의 노력)로 완성하려고 하느냐?”(3절, cf. 5:16, 25)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계속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 에서 나오는 것이다.”(5절, cf. 살전 1:5)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13절)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14절)

6~9절: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죄 없음/완전함)로 간주하셨다(6절, 창 15:6, 롬 4:5).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7절).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다 ‘아브라함의 복’(창 12:3-모든 민족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다(현재형, 9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짓 형제들”은(4:2)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준수를 통해서 유대 공동체(전통)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든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9절).

10~12절: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으며 도리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일 뿐이다(10절, cf. 신 27:26-칠십인역)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에크] 살 것이다(11절, 합 2:4) ‘법들을 행하는 자는 법들 안에서 살 것이다’ (12절, 레 18:5).

믿음으로 말미암은[에크] 사람(2:16): 아브라함의 자손이다(7절),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9, 14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에크] 사람(5:4): 저주 아래에 있다(10절),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11절)

13~14절:

왜 이 사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중요한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다른 복음’)에 속아서(1절) ‘아브라함의 복’(=성령님의 약속, 14절)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는 시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10절).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성령님의 약속’(성령님을 통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생각하는 것이며(2:21)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모세의 법”의 역할(3:15-25)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기에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할례와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15~18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유언도 변경할 수 없는데(15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변할 수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그리스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16절). 그 약속은 나중에(430년 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17절).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유업)을 은혜로 받게 하셨다(18절).

19~25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은 악행을 법적 범죄로 만들기 위해 더해진 것이다(19절, NEB, cf. 롬 4:15).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21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이다(22절, cf. 10절, 롬 11:32).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구원)을 주신다(22절).

율법은 (죄를 씻어주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주어진 것이다(19, 23-24절). 그때까지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한 약속(의)’을 받게 되었다(22,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가정교사, guardian) 아래 있지 않다(25절).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서 자유하였다(cf. 2:19, 5:1).

약속의 역할: 생명과 의를 가져다주며(21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26절).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아래 가두며(19, 22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도한다(24절).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3:26-29)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현재형).”(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당연히 “유산”(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29절, cf. 4:5-7).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로(into)” 세례받고(하나됨),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이다(27절, cf. 롬 13:14). 이것은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

이제는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28절, cf. 골 3:11). 이 말은 그런 구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도 교제(하나됨)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께 속한(29절)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아브라함의 자손)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4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4:1-7)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한다. 상속자(유산을 받을 사람, 3:29)라도 어릴 때는 종(노예)처럼 ‘후견인(guardian)’과 ‘청지기/가정관리자’ 아래에 있다(1-2절, cf. 2:24-25).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기본 원리들’(미신, 종교, 철학, 법)아래서 종처럼 살았지만 때가 되어(cf. 막 1:15)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양자)이 되었다(신분, 3-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창 3:15),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돈 주고 사셨다.’ 5절, 3:13, cf. 롬 8:3).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성령님)을 주셔서 아들(상속자) 됨을 경험하게 하신다(6-7절, cf. 롬 8:15-17).

사도 바울은 3장에 이어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 자답게(신분에 맞게) 살아라(4:8-11)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다(인정하신다/사랑하신다). 너희는 자유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왜 다시 ‘세상의 기본 원리들’(3절)로 돌아가려고 하는가?(8-9절)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11절, cf. 2:21).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다” 이방 종교, 황제숭배와 연관된 절기인가? (cf. 5:19-20) 아니면 유대교의 안식일, 매월 초하루(민 28:11-15),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안식년, 희년 등을 가리키는가?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 하는 것을 지적했을 것이다(cf. 골 2:16-먹는 것/절기/초하루/안식일, 호 2:11-절기/월삭/안식일/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마라.




바울의 호소(4:12-20)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돼라. 형제들아, 간절히 부탁한다.”(12절)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 너희가 그들을 추종하게 만들려는 것이다.”(17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19절)

이단의 특징은 결국,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 그 사람을 본받는 것과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다르다.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를 상기시키며(①그들과 같이 됨-유대인의 특권을 포기함, cf. 5:11, ②그들은 바울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바울을 영접함)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

바울은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포함하여)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와 같이 복음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 두 언약(4:21-31)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아”(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들을 가리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창 21장)로 두 언약을 설명한다(22-26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가 바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이며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다(28, 3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체적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성령님에 의해 되는) 것이다(cf. 요 1:12-13).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유대주의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고 말하면서(29, 5:11)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한다. 그들(유대주의자들)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30절, 3:29, cf. 창 21:10). 5장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5:19-21).

26절 해설: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하나님께서 계신 곳)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이 단어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한다(cf. 계 22:17-신부=하나님 어머니).

27절 해설: 바울은 이사야서 54:1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현재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한다.

29절에서 바울은 이삭과 약속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강조는 3장부터 시작하여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상속자)이 되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






5장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바울은 이미 3장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을 (선물로/약속으로)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성령님/영[프뉴마]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사륵스](사람의 노력)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3:2-3). 또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프뉴마]”(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했다(4:6). 즉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3:14)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5:1-12)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속량”의 의미-3:13, 4:5, cf. 요 8:32-36, 진리가/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① 굳게 서라. ②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마라! (1절, cf. 2:4, 4:17-거짓 형제들의 목적, 고전 7:23-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를 ‘잘못된 동기’-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동기-에서 자유롭게 한다. 동시에 ‘새로운 동기’를 준다(cf. 6절-사랑, e.g.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2-4절):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헛된 것이 된다(2절, cf. 2:21).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이다(3절, cf. 3:10).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cf. 행 15:10).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4절, cf. 롬 3:20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반대로, 우리는 성령님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5절, cf. 롬 8:23). 그 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다(2절). 그 의를 얻기 위해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6절).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며(6절, 신적 수동태-‘일하게 되는’).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려는 너희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7절). 그들의 설득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8절). 그들은 퍼지는 누룩과 같다(9절).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어지럽게 하는 자들-12절)을 조심하라. 그들은 형벌을 짊어질 것이다(10절, cf. 스스로 베어내지기를/거세하기를 원함-12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를 통한 구원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11절, cf. 고전 1:18).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5:13-15)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②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라. ② 사랑을 통하여 (종으로서) 섬겨라(현재 명령형, cf. 6절, 4:8-9).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라(6:9-10, cf.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자유” e.g. 연날리기)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완료형, 14절). 그러므로 즉, 모든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새 계명=서로 사랑하라-요 13:34).

율법을 지키는/행하는 것(3절, 2:16)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14절, 6:2)은 다르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 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자유한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서로 물어뜯고 먹으면 서로 멸망하니 조심해라(15절, cf. 서로 노엽게, 투기하지 마라-26절).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인가? 누구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유대주의자들(거짓 형제들)? (cf. 12절-‘그들이 베어내지기를 원한다’)




HOW?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5:16-24)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사랑은 성령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열매이다(22절). 그러므로 ③ 성령님[프뉴마]에 의해 걸어라. 그러면 너희는 ‘육체[사륵스]의 욕심/갈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16절). 왜냐하면, 육체(죄로 가득 찬 마음)는 성령님을 거슬러서 원한다/갈망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육체를 거슬러서 원한다/갈망한다(17절, cf. 롬 8:5-6).

“성령님에 의해 걸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성령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수동태, 5:6, cf. 롬 8:4 “육신[사륵스]을 따라 걷지 않고 그 영[프뉴마]을 따라 걷는 우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18절). 그러므로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19절). 이 말은 내적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는가?

: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4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며 (영적인)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시기, 다툼, 분열을 만들어 낸다(19절).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cf. 롬 8:14)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21절).

육체의 일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면, 성령님의 열매는 공동체적인 삶을 세워 나간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우리의 정체성, 3:29)은 육체와 함께 정욕들과 욕심(갈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과거 능동태, 복수, cf. 2:20-수동태, 롬 8:13). 악행들의 “뿌리”(헛된 영광-26절)를 제거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의 특징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다.

25절: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산다면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 행진하게 된다/합시다(18절, 권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힘의 원동력이시다.




성령을 따라 행함(5:25-26)

바울은 5장 25절부터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 행진해야(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6장 10절에 이르기까지 10개의 명령을 말한다.

① 5:25. 성령님에 의해 행진합시다/걸읍시다(권면).

② 5:26.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싸움에 도전하거나(우월감) 시기(열등감)하지 마라.

모든 악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이다.




서로 짐을 지고 선을 행함(6:1-10)

③ 1절: ‘성령에 속한’[프뉴마티코스] 너희는 온유한 ‘영’[프뉴마]으로 죄지은 사람을 고쳐주라/온전하게 하라(뼈를 교정하다).

④ 1절: 시험당하지/유혹되지 않게 자신을 살펴라/조심하라(명령분사).

⑤ 2절: 서로의 짐(무게, 고통)들을 지라. 이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종으로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cf. 3:13-14, 5:13, 눅 11:46).

3절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줄도 알아야 한다(cf. 약 5:16-서로 죄 고백).

⑥ 4절: 그러나 각자의 행위들을 시험하라/살펴라. “자랑”(기쁨)이 자기 안에만 있을 것이다.

5절은 각자가 (심판 날에) 자기 짐(책임)을 질 것이기(미래형) 때문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같이 죄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다(cf. 1절).

⑦ 6절: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것들’[아가도스] 안에 함께하라[코이노네오].

이 말은 말씀사역자를 위한 재정적 후원뿐 아니라 그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말한다.

⑧ 7절: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cf. 욥 4:8).

8절은 육체[사륵스]에 심는 자는 썩을 것을, ‘영’[프뉴마]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한다.

⑨ 9절: 그러나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맙시다(권면, cf. 약 5:7-농부의 인내).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시간[카이로스]이 되면 거둘 것이다.

⑩ 10절: 그러므로 시간이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아가도스]을 합시다(권면). 그러나 무엇보다(첫째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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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권면(6:11-18)

‘육체로 외모를 꾸미는 자들’(유대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전함으로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12절). 십자가(복음)와 함께 할례(율법)를 전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유대주의자들)을 용납해 주리라 생각한 것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유대주의자들)도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할례받게 한 것(개종?) 때문에 자랑하려는 것이다(13절, cf. 5:26-헛된 자랑).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로 자랑’하려 하지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14절, 희구법, cf. 고전 2:2). 그러므로 세상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의 욕심도 못 박혔다(수동태 직설법).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창조”(고후 5:17)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15절, cf. 5:6-‘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축복: 이 규범[카논]에 행진하는 자(영적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16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프뉴마]에 있기를. 아멘(18절)

이후로는 누구도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낙인/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7절, cf. 고후 11:23-25).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전파 사역으로 고통을 당했으므로 더 이상 선교사역이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성경 해설


에베소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광대한 계획과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의 삶을 선포한다. 1–3장은 선택·구속·성령의 인치심, 은혜로 얻는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4–6장은 하나 됨과 거룩, 사랑과 지혜, 가정과 일터, 영적 싸움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친다. 교회론이 풍성하지만 단순한 교리 개요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끄는 목회적 편지다(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책명

‘에베소서’는 전통적으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과 주술 문화, 상업과 행정으로 유명했으며 바울이 약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한 곳이다(행 19–20장). 일부 중요한 사본의 1장 1절에는 ‘에베소에’라는 말이 빠져 있고 편지의 내용도 여러 교회에 적용될 만큼 일반적이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이 돌려 읽은 회람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에베소와의 전통적 관계나 서신의 정경적 권위를 약화하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사도 바울을 저자로 밝히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부른다(1:1; 3:1; 4:1; 6:20). 문체와 어휘, 골로새서와의 관계를 근거로 후대 제자의 위명 저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서신의 자기 증언과 초기 교회의 일관된 수용, 바울 신학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전통적으로 로마 투옥 중인 주후 60–62년경에 기록되어 두기고가 전달했다고 보며(6:21-22), 에베소나 가이사랴 수감설도 제안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고, 우상숭배와 주술, 성적 타락과 제국의 권세가 강한 환경 속에 살았다. 바울은 특정 위기 하나를 길게 논박하기보다, 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복과 교회의 정체성을 깊이 알도록 기도한다. 목적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사회적 적대를 넘어 성령이 이루신 하나 됨을 지키며, 옛 사람의 삶을 벗고 사랑과 빛과 지혜 가운데 행하며, 악한 영적 권세에 맞서 굳게 서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14는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하고, 1:15-23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을 알도록 기도한다. 2장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은혜로 살아나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한 새 사람과 한 성전을 이루었음을 밝힌다. 3장은 감추어졌던 비밀과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다룬다. 4:1-16은 성령이 주신 하나 됨과 다양한 은사로 몸을 세우는 일을, 4:17–5:21은 옛 사람을 벗고 사랑·빛·지혜 가운데 행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가르친다. 5:22–6:9은 가정과 일터의 관계를 주께 대한 섬김 아래 두고, 6:10-24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 마지막 인사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에베소서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다. 성부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는 피로 구속과 죄 사함을 이루시며, 성령은 약속된 기업의 보증으로 성도를 인치신다(1:3-14). 구원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으킨 가능성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위를 자랑할 수 없지만, 은혜는 선한 일을 무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걷게 한다(2:1-10).

교회의 하나 됨은 인간의 타협이나 조직 통합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이루신 선물이다. 한 몸과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토대 위에서 성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4:1-6). 은사는 개인의 지위 과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다. 성령 충만도 비상한 체험만을 뜻하지 않고 말씀과 찬송, 감사와 상호 존중으로 공동체 안에 열매 맺는다(5:18-21).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신다(1:9-10). 언약의 약속에서 멀리 있던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함께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2:11-19).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라 간다(2:20-22). 이 한 몸을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며,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현재 역사 속에서 드러낸다(3:10).




8. 그리스도와 복음

에베소서에서 십자가는 개인의 죄 사함뿐 아니라 원수 된 집단을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2:14-18). 부활하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앉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자기 몸에 생명과 은사를 공급하신다(1:20-23; 4:7-16).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적대를 간직한 채 한 조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받아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고 사랑으로 몸을 세우는 화해의 공동체를 창조한다.




9. 읽는 방법

에베소서를 읽을 때 1–3장의 교리와 4–6장의 실천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4장은 은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청한다. 예정은 운명론적 논쟁이나 우월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과 사랑으로 살게 하는 은혜의 교리로 읽어야 한다. 가정 규례는 남편·부모·상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주 그리스도 아래 두며,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사랑·희생·공정·책임을 요구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영적 전쟁도 사람을 원수로 삼거나 악한 영을 추측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진리·의·평안의 복음·믿음·구원·말씀과 모든 기도로 굳게 서는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에베소서 서론 및 본문 해설;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피터 T. 오브라이언, 『에베소서』; 클린턴 아놀드, 『에베소서』;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에베소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에베소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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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1:1-2)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엔 크리스토스]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다(1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화(cf. 6:23, 15, 2:14, 17, 4:3)가 있기를 바라는 인사말을 전한다.

에베소는 부유한 항구도시였으며 소아시아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영하는 상업 중심지였다. ‘아데미(아르테미스) 신전’과 우상숭배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AD 52-57)에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며 여러 (가정) 교회들을 세웠다(cf. 행 18:19-21, 19장).




(1) 성부 하나님의 선택(1:4-6)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3절).

그 복은 어떤 복인가? ①창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4절, cf. 롬 9:11), ②우리를 예정하심(5절) 목적: “사랑 안에서”(방법)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4절, cf. 5:27),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아들들로 [예정하심](5절, cf. 5:1),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위하여(6절).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6절).




(2) 성자 하나님의 속량(1:7-12)

그분(그리스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속량/속죄함을 얻는다(현재형, 7절). 즉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cf. 2:5).

그 은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7-8절),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셨다(9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cf. 6:24).

그 신비는 무엇인가?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때가 찬 경륜(계획/경영)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9절, cf. 3:4, 9),

그 신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이다(10절, cf. 22절-‘교회의 머리’ 23절-‘충만함’).

예정의 은혜(11-12절): 우리가 예정을 받아(수동형) “그분 안에서” (기업으로) 선택되었다(11절, cf. 4-5절).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유대인)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12절).




(3)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1:13-14)

“그분 안에서” 너희(이방인)도 진리의 말씀/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믿어, 거룩한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다(sealed, 13절). 성령님은 우리의 유산(상속재산)의 보증/계약금이시다(cf. 4:30). 그 소유(벧전 2:9)의 속량까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서(14절).

바울의 찬양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cf. 3-14절까지의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분 안에”라는 표현이 10번 나온다.)




바울의 기도(1:15-23)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15-16절).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찬양(1-14절) 가운데 고백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충만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17-19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성령님? cf. 출 28:3, 사 11:2)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되기를,

①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cf. 4:4), ②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산(cf. 14절, 골 1:12)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③“그분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미치는 그분의 위력의 탁월한(cf. 3:19)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 일(20-22절) 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때에 “그분의 힘”을 행사하셨다(20절). ②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했고(22절, cf. 고전 15:25) ③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22절). 부활과 승귀는 새 창조(만물을 통일하는 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21절은 전치사 구로서 20절에서 언급된 ‘하늘에 앉혀짐’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권세자/능력자/주권자(지배자) 그리고 모든 이름 “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는 이 땅과 천상의 모든 존재들(cf. 3:10, 6:12) 위에 뛰어나다는 뜻이다.

23절은 22절에서 언급한 교회에 대해 설명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그리스도, cf. 4:10, 렘 23:24)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전해지며(cf. 5:25-27)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cf. 2:21-22). 또한, 교회는 그 충만함을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cf. 3:19, 4:13, 5:18)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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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2:1-10)

1절은 “그리고”로 시작한다. 1장 끝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1:22)과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자들-이라고 했다(1:23).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본래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었는지를 되짚어 준다. 그러고 나서 11절을 시작할 때는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한다.

‘너희’(이방인)는 너희들의 허물들(잘못된 길로 감)과 죄들(과녁을 맞추지 못함)로 죽었던 자들이다(1절). 너희는 예전에 그 죄들 가운데 살았었다-① 세상의 세대를 따라, ② 공중 권세의 지배자(사탄)를 따라 살았었다. 그 지배자는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다(2절).

또한, ‘우리’(유대인) 모두도 예전에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처럼 살았었다-③ 육체의 욕심들 안에서, ④ 육체와 정신/생각(cf. 4:8-총명)의 욕망을 행하며 살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본성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다(미완료형). 이것은 [과거 우리의 정체성]

모든 성도(‘너희와 우리’)는 예전에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적인 죽음’은 곧 죄/세상/사탄/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사랑(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이유/동기) ‘허물들로 죽은 우리를’(cf.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부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4-6절, cf. 1:20, 계 3:21)

그렇게 하신 목적(7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탁월한(cf. 3:19) 풍성하심(1:7)-“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자로써 구원하신 것-을 다가오는 시대들에 나타내기/전시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자랑”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9절).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8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위의 대가가 아닌 ‘선물’로 주심으로써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9절).

그러면 우리의 행위(선행)는 무의미하며 불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도록 미리 준비하셨다(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새 피조물)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작품’이 ‘작가’의 솜씨를 드러내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한 새로운 인류(2:11-22)

과거 우리의 정체성(11-12절): 그러므로 기억하라(cf. 계 3:3). 예전에 너희는 이방인(비유대인)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다(11절).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라/시민권(cf. 행 22:28)과는 거리가 먼 자들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외국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12절, cf. 4:18). 즉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받을만한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1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14-18절):

① 둘을 하나로 창조하셨다.

② 울타리의 중간벽(막는 담), 곧“적대감/증오”를 자신의 육체로(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허무셨다.

③ ‘규율로 된 계명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④ 평화를 이루셨다.

⑤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가정법) “그 안에서” “적대감/증오”를 십자가로 죽이셨다.

⑥ 그리스도께서 멀리 있는 너희(이방인)에게와 가까이에 있는 자들(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셨다(cf. 사 57:19).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cf. 고전 12:13)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지 신자 개개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감/증오”를 제거함으로써 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된다(cf. 1:23, 3:19).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만물의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만물의 통일에 대한 공개 선언이다.” (Caragounis, 길성남의 에베소서에서 인용, p.206)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삼위 하나님의 합력 사역을 보게 된다.

현재 우리의 정체성(19-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체류자)도 아니고, 나그네(이주자)도 아니다. 도리어 너희는 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② 하나님의 가족이다. ③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기초) 위에 건축된 자들(성전)이다-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머릿돌, cf. 시 118:22)이 되신다.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면서 “주 안에서” 거룩한 전[나오스]으로 자라가고 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또한,/역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주지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 (cf. 벧전 2:4-5).






3장


복음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3:1-13)

이 때문에(2장의 후반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은... (1절 주어의 서술어는 13절에 나온다-“너희에게 구한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8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분(cf. 골 1:25)”을 내게 주셨다(2절).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 내게 “그리스도의 신비”을 알게 하셨다(3절, cf. 1:10). 이전의 내 편지를 보았다면 내가 그 신비를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4절). 그 신비는 지금 “영(성령)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5절).

그 신비를 드러내신 이유(6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공동 상속자들’이 되고(cf. 1:18) ‘같은 몸에 속한 자들’이 되고 약속에 ‘공동 참가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cf. 2:12). 이 일을 위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7-8절).

이 경륜/신비/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이유(8-12절):

① 이해할 수 없는/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1:7, 18, 2:7)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8절) 하나님의 영광/찬양을 위해(2:7)

②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신비의 경륜/경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9절, cf. ②는 ①의 동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세자들에게’(악한 천사들, cf. 길성남의 주석) 알려지게 하셨다(10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목적”을 따라 하신 것이다(11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과 ‘나아감’(2:18)을 가진다(12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간청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에 대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편지를 쓴 일차적 목적). 그것(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13절). 이방인의 영광을 위해 바울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cf. 딤후 2:10).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영적 전쟁’의 틀에서 보고 있다(cf. 6:12).

2장에 이어 3장의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지를 보여 준다. 2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3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의 일꾼(바울)과 “교회”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갇힌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들의 오해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초라함(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도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곧 세상/악과 타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함께 눈에 보이는 ‘초라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역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울의 기도(3:14-21)

그 때문에, 내가 나의 아버지[파테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족속[파트리아]이 이름을 얻었다(14-1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이심을 상기시킨다.

기도내용① ‘강함’/‘거함’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8절)을 따라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cf. 롬 7:22)을 강하게 해주시고(16절),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놓이도록(17절, cf. 5:2).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cf. 2:20-22)

기도내용② 깨달을 수 있게/알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cf. 6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능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18절), 지식의 탁월한(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해주세요(cf. 4:13, 15-“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까지[에이스] 너희가 충만해지기를(19절, cf. 5:18-“충만해 져라”).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17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19절)을 깊이 발견하게 된다.

영광송(20-21절): 우리 안에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7, 16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훨씬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바울의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무궁하기를. 아멘(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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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하나됨(4:1-16)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1절).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관대함)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주면서(2절, cf. 골 3:13) ‘평화의 매는 띠’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라(3절). 이 권면은 일차적으로 교회 내 성도 간에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cf. 25절).

왜 우리는 서로 받아주어야 하는가? 하나됨의 근거(4-7절):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cf. 1:18)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이시다. 한 주님, 한 믿음(cf. 13절), 한 세례, 한 아버지(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기 때문이다. 마치 부부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어 질 수 없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성령님, 주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자에게 맞는 그 분량을 따라 받았다(7절). 그리스도께서는 땅(더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분으로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서 (능력으로: ‘사로잡힌 것/포로-마귀-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cf. 시 68:18, 행 2:33) ‘거짓으로 속이는’ 마귀를 잡으시고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모든 일은 만물(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8-10절, cf. 1:23)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들/선지자들/복음전도자들(cf. 행 21:8, 딤후 4:5)/목사들/교사들을 주신 것이다(11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목적”은 무엇인가?(12-16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16절, 2:21),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위하여(12절). 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됨 ②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공동체적, cf. 골 1:28, 마 5:48) ③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13절).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속임수나 교활함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14절). 도리어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게(진리를 말하게) 하기(cf. 3:17, 5:2) 위함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15절).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아 각자의 분량(=7, 13절) 안에서 ‘몸의 성장을 위해’ 일함으로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진다(16절).

2장 바울의 기도에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함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했는데(2:17-19절) 본문에서는 그 사랑이 진실하게 실천되기 위해(15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물(돕는 자들)”을 주셨음을 이야기한다(7-11절).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가면서(13절)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간다(12절).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짐으로(16절)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15절, cf. 1:23).




새사람과 옛사람(4:17-32)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17절). 이방인들(믿지 않는 자들)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18절). 무감각해진 자들은 탐욕(만족을 모르는 것)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방탕/호색/음란’에 내어주었다(19절). 생각이 어두워짐/무지와 완고함으로 생명에서 분리됨→ 무감각해짐→ 방탕해짐→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함

그러나... 너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20-21절). 가르침의 내용:

① 이전의 생활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즉 속임의 정욕을 따르는 썩어질 것을 벗었다(22절).

② 오직 우리의 마음의 영이 계속 다시 새롭게 되고 있다(현재형, 23절, cf. 롬 12:2, 고후 4:16).

(cf. 길성남은 “성령에 의하여”로 해석한다.)

③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닮아)’ 참된[진리의] 거룩함과의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을 입었다(24절, cf. 골 3:9-10)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정체성, cf. 2:1-6).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cf. 1절).

“그러므로... 각기 자기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벗어 버리고(cf. 골 3:8) 진실을 말하라(cf. 슥 8:16). 왜냐하면, 서로가 몸의 지체들(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25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로 화를 품지 마라(26절, cf. 약 1:20).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27절).”

“(형제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게 하고 도리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해라(28절, cf. 2:10).” 거듭남은 인생의 목표/방향을 바꾼다.

“어떤 나쁜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히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 나오게 해라(29절, cf. 마 12:34-35, 약 3:1-12).”

“모든 독(bitterness)/화냄/분노/소리침/비방을 모든 악한 것과 함께 너희로부터 제거되게 하라(수동태, 31절).”

성령님을 슬퍼하시게/고통스럽게 하지 마라(30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진리의’ 성령님(cf. 1:13, 2:18, 3:16)께서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특별히 나쁜 말-29절)로 인하여 비통해하신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은혜를 베푸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는/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서로에게 인자하고(2:7) 동정심이 많은(벧전 3:8) 사람이 돼라(32절, cf. 5:2, 골 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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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5:1-14)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자녀같이(답게)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돼라(1절, cf. 고전 11:1).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다. 즉 4장 32절(용서)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바로 다음 구절도 지지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cf. 25절, 4:19).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2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3-7절): ①음행 ②온갖 더러움 ③탐욕은 이름도 불리지 않게 해라. 그것이 성도들(거룩한 자들)에게 적합하다/어울린다(3절). ①음행하는 자(특히 남창) ②더러운 자 ③탐욕스러운 자-곧 우상숭배자-는(골 3:5)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유산(상속재산)을 가지지 못한다(5절, cf. 계 22:15).

추잡함/어리석은 말/저속한 농담(음담패설)은 적합하지 않다.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4절). 헛된 말에 속지 마라. (속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2:2)에게 하나님의 진노(화)가 임한다(6절). 그러므로 그들과 ‘공동 참가자들’(=3:6)이 되지 마라(7절). 음행과 나쁜 말의 결과(심판)는 상속 없음(5절)과 하나님의 진노(6절)다.

새사람을 입어라(8-14절): 너희가 그때에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cf. 빌 2:15, 요 12:36). 빛의 자녀들처럼(답게) 살아라(8절). 왜냐하면, 빛의 열매(단수)는 온갖 선함과 ‘의[정의]와 진리[진실함]’이기 때문이다(9절, cf. 6:14).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cf. 4:30)이 무엇인지 분별하라(10절, cf. 빌 1:10, 살전 5:2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정죄하라/폭로하라(11절).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일들은 말하기도 ‘추잡하기’(cf. 4절) 때문이다(12절).

그러나 빛에 의해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13절).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원어성경에서는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실 것이다.”(14절, ‘세례식의 찬송문’ cf. 사 26:19, 60:1)

빛의 자녀들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진리를 말하는 것이다(4:25). 어둠의 일들이 책망을 받을 때 깨어 일어나는 자들은 ‘빛이 될 것’이다(cf. 고전 14:24-25).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5:15-21)

그런즉, 시대가 악하므로 시간을 아끼는 가운데(명령분사)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살아야 할지 ‘철저하게/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라! (15-16절) 지혜로운 행동은 곧 시간을 아끼는 것(기회를 사는 것)이다(cf. 골 4:5-‘시간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

이 때문에, 생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깨달아라(17절, cf. 20절-감사). 술에 계속해서 취하지 말고 성령님에 의하여/안에서(여격) 너희는 계속해서 충만해져라(현재수동명령). 술 취함 안에는 방탕함이 있다(18절, cf. 그 당시 ‘포도주의 신’-디오니소스- 축제).

‘충만해지는 것’은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다(1:23-교회의 충만, 3:19-하나님의 충만, 4:10-그리스도의 충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1:10, 23, cf. 요 17:21, 23).

19-21절(그 이하 구절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결과(5개의 명령분사)를 보여 준다. ① 시편/찬송들/영적인 노래들로 말하고 ② 주님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고 ③ 찬양해라 ④ 항상 모든 것들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⑤ ‘그리스도를/의 경외함으로/안에서’ 서로 순종하라(수동태) 이것은 “서로”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cf. 고전 15:27, 빌 2:3, 골 3:16)




아내들아,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 두라(5:22-24)

아내들아, 주님께 하듯이(똑같이) 너희의 남편들에게 [순종하라-원문에는 없음-21절을 받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근원)이신 것처럼(똑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이유). 그분은 몸의 구주/보호자이시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중간태형)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한다(22-24절).

순종이란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어진) 권위/질서 아래에 두는 것이며,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다. 맞서 싸우는 분쟁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하나됨을 지키는-4:3) 힘이다. 참된 순종의 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자발적 희생과 섬김’ 안에서(2, 25절) 발견된다.

본문은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주어진(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 그의 아내가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당시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아내’를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종(열등한 존재)으로 취급하지 않고(cf. 6:5) 남편의 희생적 사랑과 보호를 받는 ‘동등한 존재’로 말하는 가운데, 계급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유기체적(몸-머리)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cf. 29절-머리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




남편들아, 아내를 희생적인 섬김으로 사랑하라(5:25-29)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같이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라[아가파오]. 그리스도께서는 ① 교회를 물고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②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자기 앞에’ 화려한(눅 5:27) 모습으로 데려오기/내놓기 위해(목적, cf. 1:4, 고후 11:2)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25-27절).

마치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준비시키는 신랑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남편들도 자신들의 몸처럼 자신들의 아내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빚져 있다. (머리-몸의 유기체적인 관계) 왜냐하면, 누구도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양육(공급)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같이 하기 때문이다(28-29절).

지도자(머리)로서 남편은 “섬기는 자”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지만 종과 같이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셨다(요 13:14).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 20:25-27, 쉬운성경)

당시 가부장적이고 겸손함을 경멸하는 시대 속에서 ‘희생적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도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인 섬김’으로 강한 자를 이기셨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5:30-33)

왜냐하면,(22-29절 전체의 근거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cf. 4:25). 이러므로(이것에 반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되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cf. 창 2:24). 이 신비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들(특별히 부부)은 더욱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가분 관계는 부부 연합의 근거가 된다. 반대로 부부의 하나됨(조화)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오직 너희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자신의 아내를 이처럼 자신처럼 사랑하게 해라. 또한,(그러나)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두려워하도록 (사랑하게) 해라(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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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아버지에게, 종과 주인들에게(6:1-9)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해라/경청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cf. 골 3:20-‘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약속이 있는(안에서) 첫 계명이다.” (1-3절, cf. 출 20:12)

여기서 순종하라(obey)는 단어는 아내에게 명령한 순종하라는 단어(submissiveness-5:24)와는 다르다. 여기서는 ‘듣고 실천하라’는 말로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5절).

부모 공경은 본성과 양심에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명시된 매우 중요한 복이 “약속된” 명령이다. 그 약속은 현세에서의 ‘눈에 보이는’ 보상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지속하는 영원한 복을 가리킨다.

“아버지들아, 너희들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도리어 그들을 주님의 훈련/징계(히 12:6)와 권면/책망으로 양육해라(=5:29).” (4절)

아버지는 권위로써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로마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으며 장애가 있는 자녀를 종으로 팔 수도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순수한 동기로) 존경과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경청해라. ①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앞에서만 잘하지 말고 ②도리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③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선한뜻으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섬겨라. 왜냐하면, 만일 종이든 자유자든 누가 선한 것을 행하면 각 사람이 그대로 주님에게서 받을 것을 알기(명령분사형) 때문이다.” (5-8절)

주인의 선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행한 선에 대하여 갚아 주실 것이다. (종들에 대한 교훈은 종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었다는 증거이다.)

“주인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라(cf. 골 4:1-‘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위협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와 그들의 주님이 하늘에게 계시다는 것과 그분에게는 편애(외모로 판단함)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기(명령분사형) 때문이다.” (9절)

주인들은 자신들의 참된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비로 종들을 대하라. 이러한 명령은 당시 노예를 물건 취급하던 문화에서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탄의 공격은 지위가 낮은 자(자녀, 종들)에게는 불순종하려는 마음, 진심으로 공경하기보다 보기에만 잘하려는 태도, 불평하는 태도를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강퍅하고 불평하며 대항하는 모습으로 확장한다. 반대로 지위가 높은 자(아버지, 주인들)에게는 권위를 남용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통해 들어와서 아래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확장한다(cf. 골 4:1). 이 모든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무장’(6:10-17)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1:19) 안에서 강해져라(현재형). ① 마귀(비방자)의 교활함들(4:14)을 향하여 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무장’을 입어라(과거형-결단촉구).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피와 살(즉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1:21, 3:10)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1:20, 3:10)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②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③ 또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무장’을 취해라(과거형).” (10-13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곧 사탄의 속임수와 계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 모든 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함과 미혹의 교활함으로 된 모든 교훈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13-14, 직역).

“그러므로 ① 서라! 진리로 허리를 묶고(사 11:5) 의의 흉배를 착용하고(사 59:17) 평화의 복음의 준비 안에서(준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사 52:7),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cf. 잠 30:5, 시 3:3)를 가진 상태로 (서라.)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cf. 로마 군인의 방패-물 묻힌 가죽을 덮어씌움). ② 그리고 구원의 투구(사 59:17, 살전 5:8)를 받아라! 또 영의 검(cf. 히 4:12)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14-17절)

완전무장의 이미지는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제사장)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나왔다. 이사야 59장은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성도들의 완전무장은 메시아를 본받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곧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진실함[알레데이아]과 의/칭의[디카이오쉬네]’ 안에 행하며(cf. 4:24, 5:9), 화평을 전하고 이루는 것이다(cf. 2:17, 4:3). 또한,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cf. 요일 5:4). 사탄(비방자)은 끝임 없이 우리를 속일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진리)에 대한 확신(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검)을 근거로 가져야 한다.




마지막 부탁(6:18-24)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라].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분사형),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는 가운데(분사형, cf. 골 4:2).”(18절)

18절은 ‘영적 무장’하는 모든 일의 방법(원리)을 제시한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다(cf. 3:16).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부탁한다.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19절). 자신의 감옥 생활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0절, cf. 3:1, 13, 고후 5:20).

전쟁에 뛰어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함께 특별히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말씀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편지 전달자인 두기고를 소개하고(21-22절, cf. 행 20:4, 21:29, 골 4:7-8) 평화/사랑/믿음/은혜를 기원하며 편지를 마친다(23-24절).









빌립보서

성경 해설


빌립보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는 교회에 보낸 감사와 권면의 편지다.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지만 그 기쁨은 편안한 환경이나 낙관적 성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투옥과 박해, 죽음의 가능성, 교회 안의 긴장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성도들이 그분 안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솟아나는 복음의 기쁨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따뜻한 관계를 바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한 일치, 고난 속의 인내와 자족을 가르친다.




2. 책명

‘빌립보서’는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1). 빌립보는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 불렸고,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로서 시민권과 로마적 정체성을 자랑하는 도시였다(행 16:12). 바울은 이 배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한다(1:27; 3:20).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바울이 일인칭으로 자신의 투옥과 재판 전망,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전한다. 바울 저작은 초대교회의 증언과 서신 자체에 의해 강하게 뒷받침되며 큰 이견이 없다. 편지를 여러 개의 짧은 편지로 나누어 후대에 결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감사·권면·여행 계획과 인사가 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통일성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전통적으로 로마 투옥 중인 주후 60–62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며, 에베소나 가이사랴 수감설도 제안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 등으로 교회를 세웠다(행 16장).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했고, 바울이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필요한 것을 전달했다(4:10-18). 바울은 이 선물에 감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기 재판과 디모데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 또한 외부의 박해와 잘못된 교훈에 맞서 굳게 서고, 자기중심적 다툼과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갈등을 넘어 한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도록 권면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11은 인사와 감사, 사랑과 분별이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다. 1:12-30은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밝히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복음에 합당하게 굳게 서라고 권한다. 2:1-30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교회의 겸손과 일치의 토대로 제시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 태도의 실제 사례로 소개한다. 3:1–4:1은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활의 목표를 향해 달리며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라고 가르친다. 4:2-23은 갈등의 화해, 기도와 생각의 훈련, 자족과 후원에 대한 감사, 마지막 인사를 담는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빌립보서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뿌리를 둔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이 시위대와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고, 경쟁적인 동기로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뻐한다(1:12-18). 그는 고난을 복음의 실패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받은 은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1:29-30). 그렇다고 고통 자체를 미화하지 않으며, 죽음의 위험과 에바브로디도의 병, 동역자들의 염려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한다.

교회의 일치는 획일성이나 갈등 은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겸손에서 나온다(2:1-5).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행위로 칭의를 얻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불평과 다툼을 버리고 순종으로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말이며, 그들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2:12-13). 바울의 자족도 인간적인 자기충족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된 만족이다(4:11-13).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바울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적 경력을 의의 근거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다(3:4-9). 참된 언약 백성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다(3:3).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현재의 충성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권능으로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3:20-21).




8. 그리스도와 복음

빌립보서 2:6-11은 그리스도의 길을 복음과 교회 생활의 중심에 놓는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면서 자기 권리를 움켜쥐어 이용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이 되셨으며, 십자가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단순한 겸손의 예화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사건이며, 동시에 자기 과시와 경쟁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의 삶을 만들어 낸다. 바울에게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의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3:8-11).




9. 읽는 방법

빌립보서를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긍정적 사고나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표어로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기쁨은 고난 중에도 주와 복음 안에 서는 태도이며, 4장 13절은 풍부와 궁핍 어느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힘을 주신다는 문맥에 있다. 2장 6-11절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과 십자가와 주권을 선포하는 본문인 동시에 교회의 일치를 요구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동역은 헌금을 복을 사는 거래로 만들지 않고 복음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로 이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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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과 기도(1:1-11)

발신자로 바울과 함께 언급된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함께했으며 바울이 곧 빌립보에 파송하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수신자에서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는 것(1절)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독[에피스코포스]는 특별히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다(cf. 딤전 3:2).

특별히 서신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을 언급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재정 후원을 비롯한 선교사역)에 ‘참여’[코이노니아]해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3-5절, cf. 4:15-16).

‘참여’로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빌립보서의 주제어 중 하나이며 ‘교제’(2:1)로도 번역될 수 있다(cf. 3:10).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부유했던 ‘루디아’ 가정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된다(행 16:14-15).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지칭하며 그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6절). 이 구절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역에 (재정적으로) 동참하는 일을 끝까지 해줄 것을 기대하는/확신하는 표현이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애정’으로 사모하였다/간절히 원하였다(7-8절).

바울의 기도(9-11절): ① 가장 좋은 것(참으로 중요한 것)을 분별할 때까지 모든 통찰[아이스데시스]과 지식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②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서(분사형)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기 위하여.

통찰[아이스데시스]은 특별히 도덕적인 인식 즉,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서신의 주제인 ‘연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바울의 상황(1:12-26)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전파되었다고 말한다(12-13절). ‘시위대’(13절)는 로마 친위대의 병영을 의미한다.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매임을 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14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질투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했다(15, 17절). 그러나 바울은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파되기만 한다면 자신이 오해받는 것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한다(18절).

그러나 결코 바울이 질투와 분쟁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전파를 칭찬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연합에 대한 경고와 권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본문에 부정적으로 표현된 사람들을 꼭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로 볼 필요는 없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혹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다(18-19절).

감옥에서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누명이 벗겨져 풀려나는 것, 혹은 사형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cf. 2:17)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는 것/높임을 받는 것이었다(20절, cf. 행 19:17).

‘확대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의 모든 차원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다(알렉 모티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바울은 현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있다(21-23절). 그러나 그는 오직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더 살아야 함을 확신하고 있었다(19, 24-26절).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까?(cf. 22절) 기도의 응답인가?(cf. 19절)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합을 위한 격려(1:27-30)

이제 바울은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간다. 빌립보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시민권을 행사해라.”(27절, cf. 행 23:1)

바울은 지금 빌립보인들의 ‘로마시민’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염두하며(cf. 행 16:20-21)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복음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4:3) 가운데 한 마음 한뜻으로 견고히 서 있기(=4:1)를 원한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28절).

바울은 외부의 대적자들을 대항하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먼저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cf. 2:2, 4:2). 연합과 협력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더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시작하던 (2차 선교여행) 때에 가장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cf. 행 15:36-16:3, 18:5).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29절). 이러한 고난은 이미 바울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빌립보 성도들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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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을 위한 권면(2:1-4)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27-30절)에서 했던 말, 즉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힘쓰는’ 자가 돼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다. 결국, 그 일을 위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2절, cf. 1:27).

1절의 조건절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을 나타내며 ‘왜냐하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진실로 그들이 자신의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지은바 된 비범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애정과 동정의 대상’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cf. WBC 주석).

여기서 ‘생각하다[프로네오]’이라는 동사는 지적인 의미 못지않게 감정/태도/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생각/한 생각을 한다’는 말은 ‘획일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마음을 두라/돌보라는 표현이다(cf. 3절).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분쟁/이기적인 야심(=1:17, cf. 약 3:14-16)이나 헛된 영광/자기 자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며(=3:8 ‘고상함’)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곧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3-4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있지만-1:5) 진정한 ‘복음의 참여/교제[코이노니아]’로서 화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곧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cf. 1:20, cf. 엡 5:21 ‘서로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본을 생각하라(2:5-11)

본문은 특별히 ‘기독론’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귀(높아지심)에 대해 신학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인 분석 자체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의 큰 틀(문맥)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해라[프로네오](5절).

5절은 특별히 해석적 논란이 많은 구절임으로 여러 주석을 참고해야 한다. 제랄드 호돈은 WBC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들이신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6-8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형상[모르페] 안에/으로 계신 분이시지만(혹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득)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①종의 형상[모르페]을 ‘취하심’으로써 ②사람들과 똑같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비우셨다[케노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모양[스케마]으로 나타나셔서 죽음까지, ‘십자가(저주)의 죽음’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약 4:10, 벧전 5:6).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에 대한 해석들: (1) 자신의 영광을 비웠다-Plummer (2) 독자적인 권위의 행사를 비웠다-Hendriksen (3) 신성의 특권을 비웠다-Lightfoot (4) 위엄의 표지를 비웠다/신성을 감추셨다-Calvin (5) 신성의 상대적 속성, 즉 전지전능, 무소부재 등을 비웠다-Kenoticists (6)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웠다-Oepke 그러나 Jones는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남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완전함을 쏟았다”라고 해석한다.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낮아지심의 극치임을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는 자 즉, 희생적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도전한다(cf. 막 10:45, 요 13:14, 요일 3:16).

그리스도의 높아지심(9-11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① (하늘 위, 땅의, 땅 아래의)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② 모든 혀(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cf. 사 45:23).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본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의 행동(겸손과 섬김 그리고 인내)의 동기를 발견하게 된다. (약 4: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의 날’(1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같이 변하게’(3:21) 해주실 것이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고난의 길을 가게 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2:12-18)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순종-8절)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한 후 “그러므로” 항상 순종하고, 두려움(존경?)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한다(12절).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①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며(cf. 약 2:14) 그러한 행위를 구원의 날까지 ‘계속하라’는 의미이다(cf. 1:10-11 ‘순결하고 흠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혹은 ②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병든 교회를 ‘고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cf. 2:4, WBC 주석).

“왜냐하면, 너희(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cf. 엡 1:20, 골 1:29).” “그리고 그분은 ‘선한 의지’를 위하여 의도하시고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신다.”(13절)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 내라는 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논쟁 없이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목적):

① 비난할 것이 없는 순수한 자가 되기 위하여 비뚤어지고 부패한(cf. 신 32:5)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의 수고와 달음질이 헛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1:26)이 있게 하려고(14-16절).

②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15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섬김’이 되고 바울의 생명이 ‘전제/관제’로써 드려질지라도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17절, cf. 민 15:1-15).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로 함께 기뻐할 것을 촉구한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2:19-30)

바울은 갑자기 자신의 상황과 두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한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에 합류했던 사람으로(cf. 행 16:1-2) 바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었다(20절). 그는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과 다르게 ‘예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다(21-22절). 바울은 디모데를 곧 빌립보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한다(19, 23절).

바울은 ‘뜻을 합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2, 4절)의 모범으로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대신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28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 받은 자로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동역자)’이며 바울의 필요를 돕는 사람이었다(25절, cf. 4:18).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걱정을 끼친 것을 매우 마음 아파했으며(26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죽을 정도가 되었다(30절). 바울은 빌립보교인들에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부탁한다(29절).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힘쓰는 사람’(1:27)의 모범으로써,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8절)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로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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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적 이단을 조심하라(3:1-16)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1절, cf. 4:4).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주님을” 기뻐한다는 뜻이며(cf. 시 32:11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다. 또한, 무엇을 ‘기뻐한다’[카이로]는 말은 그 대상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안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기뻐한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자랑한다’[카우카오마이]는 말과 연결된다(cf. 3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1:18). 또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진척시킬 수 있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다(2:17-18).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였다(cf. 갈 6:14).

유대교적 이단의 특징: 육체(몸)를 신뢰한다(cf. 3-4절). 즉 할례받은 것(유대인의 집단에 속한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안전하게 여긴다.

이단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우월감을 보이며,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자들이었다(cf. 갈 6:12-13).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속지 말 것을 경고한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진정한 ‘할례받은 자’(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3절, cf. 골 2:11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봉사/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기뻐하며[카우카오마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시민)’이 아니며 ‘육체적 할례’가 하나님께서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아니라고 말한다(cf. 6절). 그는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9절).

바울의 모범(7-11절): 바울은 이전 자신의 유익(혈통적 특권)을 다 손해/배설물(개들에게 던져지는 것)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 지식의 고상함/뛰어남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①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얻기 위해서(8절) ②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9절) ③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부활[아나스타시스]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코이노니아]을 알기 위해서이다(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9절)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의’로 서기를 원한다는 뜻이(cf. 9절, 롬 3:21-26).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다(11절, cf. 골 1:2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롬 6:5 ‘죽으심-부활에 연합한 자’ 고후 4:10-11 ‘죽음-예수의 생명’).

바울의 목표(12-16절):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식과 부활이 다 경험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또한, 그의 달려가야 할 길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다 ‘완성한’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잡힌/깨달은 그것’을 잡으려고/깨달으려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12, 14절, cf. 고전 9:24, 엡 4:1).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목표물’(경주로의 끝에 있는 기둥)을 향해 달리는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름(호명된 승자)의 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8절, cf. WBC 주석).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에 의해 잡힌/깨달은 그것’을 잡으려고/깨달으려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12절).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전진할 것을 권하고 있다(15-16절).




나를 본받으라(3:17-21)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하면서(cf. 4:9) 자신의 본을 따르는 ‘너희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17절).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다고 말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18절, cf. 고전 1:18-25).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그들은 먹는 것에 대한 율법준수를 최고로 여겼다. cf. 롬 16:18),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할례?)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19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의 시민권/국가는 하늘에 있다(20절, cf. 1:27).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그 나라의 완성(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낮은/비천한 몸’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의 역사로’(cf. 엡 1:19)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21절).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이다(cf. 10-11절).

당시 빌립보 도시(성)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되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시민이 받는 큰 특권들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유대인들은 종종 ‘예루살렘의 식민지’로 그들만의 통치가 가능한 거주지를 허락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바울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눈을 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교회가 곧 ‘하늘나라의 식민지’이며 성도들은 하늘 도성의 모든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cf. WBC 주석).






4장


마지막 권면들(4:1-9)

바울은 3장의 ‘종말론적 삶’을 이야기한 후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에게 이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1절)고 권면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명의 여성을 호칭하며 서로 화해할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한다. “같은 생각을 하라”(2절, cf. 2:2).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힘쓰는’(=1:27) 자들이었다(3절).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쟁을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며 교회 전체가 나서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cf. 3절-‘너’).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cf. 요 13:35).

어떤 학자(제랄드 호돈)는 그 두 여인 중 한 명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루디아’(루디아 출신의 여인)일 수 있다고 본다(cf. 행 16:14).

화합의 동기와 목적(4-5절): “주님 안에서(=1절)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라. 주께서 가까이에 계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cf. 3:1-3)은 화합의 동기이자 원동력이 된다. 또한, 주님께서 가까이에 계시며, 곧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분쟁을 그치고 화합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화합의 목적은 교회가 서로에 대해 관용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화합하는 방법 1(6-7절): “어떤 것이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이해[누스]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감정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성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의 감옥 생활, 교회의 핍박, 분쟁 등) 문제 앞에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것이다. 강조는 ‘감사와 함께’ 이다.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우리의 이성[누스]은 ‘하나님의 평화’에 굴복되어야 한다! 걱정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외적)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cf. 골 3:15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들을 지배하게 하라.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돼라’).

화합하는 방법 2(8-9절): “무슨 미덕이나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할 수 있는 대로/최대한 ① 진실한 것(진리를 말하는 것, cf. 엡 4:25 ) ② 존경받을 만한/가치 있는 것 ③ 정의로운 것 ④ 정결하며 ⑤ 사랑받을 만한/매력적인 것(cf. 골 4:6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⑥ 칭찬할 만한(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동하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본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돼라는 뜻이 아니라 화합을 위하여 진실하게 말하며(①) 예의 바르게/친절하게 말하는 것(⑤⑥)을 주문하는 것이다. 또한, 행동과 태도에서도 바른 것(②③④)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라는 것이다.




재정적 후원에 대한 감사와 마지막 인사(4:10-23)

바울은 에바브로디도(=2:25)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18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 처음부터 재정적으로 도와왔다(15절, cf. 1:5, 고후 8:1-5). 사실 바울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었다(11-12절, cf. 18절). 그는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13절).

바울은 자신이 받는 재정적 후원이 강요나 억지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그는 돈 문제로 인하여 복음전파에 방해가 생기지 않기를 원했다(cf. 고전 9:12, 고후 8:21, 11:8-9).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역을 끝까지 지원하기를 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17-18절, cf. 1:6). 이렇게 선교사역에 “함께 참여하는”([쉼코이노네오] 14절)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다(18절). 바울은 격려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19절)

송영(20절)과 함께 마지막 인사말로 끝을 맺는다(21-23절).









골로새서

성경 해설


골로새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함을 선포하고 그분과 연합한 교회의 새 삶을 가르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사랑,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르침에 관해 들었다. 이 편지는 잘못된 사상을 논박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신자가 그분 안에서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를 밝힘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끈다.




2. 책명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의 도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2).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가까이에 있었으며, 한때 상업적으로 번성했으나 바울 시대에는 중요성이 줄어든 도시였다. 편지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교환하여 읽도록 요청되었으므로(4:16),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인근 교회가 함께 들어야 할 사도적 교훈이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바울의 친필 인사로 끝나며, 두기고·오네시모·아리스다고·마가·에바브라·누가·데마 등 다른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동역자들과 긴밀히 연결된다(1:1; 4:7-18). 문체와 신학의 차이를 이유로 바울 저작을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서신 자체와 초기 교회의 증언, 빌레몬서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기록 장소는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 연대는 주후 60–62년경으로 보며 에베소나 가이사랴 수감설도 제안되지만 확정하기 어렵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의 전도를 통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며, 구성원 다수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6-8, 21, 27; 2:13). 에바브라는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알리는 동시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음식과 절기 규정, 금욕, 천사 숭배, 환상과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전했다. 이 요소들을 하나의 완성된 종교 체계로 재구성하여 ‘골로새 이단’의 정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모든 가르침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감사하며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14는 인사와 감사,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합당한 삶에서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다. 1:15-23은 만물과 교회와 화해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1:24–2:5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난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설명한다. 2:6-23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중심 권면과 함께 인간 전통, 할례 요구, 음식·절기 판단, 천사 숭배와 금욕을 경고한다. 3:1–4:6은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의 삶, 공동체의 덕목, 가정과 일터의 관계, 기도와 외부인을 향한 지혜를 가르친다. 4:7-18은 동역자들의 소식과 인사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골로새서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1:15-17). 그는 교회의 머리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한다(1:18-19; 2:9). ‘먼저 나신 분’은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상속자와 주권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사나 철학이나 종교 규례가 그리스도를 보충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옛 질서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2:11-13, 20; 3:1-4). 이 연합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음행·탐심·분노·거짓을 벗고 긍휼·겸손·용서·사랑을 입는 공동체적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예배와 가정과 일터, 외부인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새로워진다. 가정 규례도 당시의 지배 질서를 무조건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주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고 사랑과 공정과 책임을 요구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1:13-14). 출애굽과 기업의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새 백성에게 적용되며, 육체의 할례가 없던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로 표현되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2:11-13). 음식과 절기와 안식일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다(2:16-17). 구속사의 중심은 종교적 경계 표지를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새 인류를 입는 데 있다(3:10-11).




8. 그리스도와 복음

골로새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가장 장엄하게 결합한다. 만물을 창조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몸으로 죽으셔서 원수 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여 이기셨다(1:20-22; 2:14-15).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 충만이나 보호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며 성도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2:9-10).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보태는 일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일상의 사랑과 거룩으로 드러내는 것이다(3:1-4).




9. 읽는 방법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배후의 거짓 가르침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편지보다 가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직접 지적하는 요소들을 살피되, 핵심 논지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며 인간 전통·규례·신비 체험·영적 존재를 덧붙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경고임을 보아야 한다.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를 땅의 책임을 버리는 도피로 읽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정과 노동과 말과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 에베소서와 공통 표현을 비교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골로새서의 고유한 상황과 그리스도의 충분성이라는 중심을 흐리지 않아야 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골로새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피터 T. 오브라이언, 『골로새서·빌레몬서』; 딕 루카스, 『골로새서·빌레몬서 강해』;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골로새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골로새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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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감사기도(1:1-8)

편지의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한 자들(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2절).

우리(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3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으면서(분사형). (그 믿음과 사랑은)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 곧 복음에서 들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인 소망 때문이다(4-5절, cf. 27절).

이 복음은 이미 너희가 들은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6절, cf. 23절). 너희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게 배웠다(7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린 사람이다(8절, cf. 4:12-13).

바울은 이단 문제(2장)를 지적하기에 앞서 골로새 교인들의 열매(믿음-사랑-소망)를 칭찬하며 그들이 처음에 들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었음 강조한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1:9-14)

바울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혜(=2:3)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지식[에피그노시스]으로 채워지기를 위해(9절)

(2) (주님을 위한) 모든 기쁨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10절)-이어지는 네 개의 분사 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②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며 ③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영광의 강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며 ④ 너희를 빛 안에서 성도들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가운데(10-12절)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지배[엑수시아]에서 건지셨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과거형, 13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redemption) 곧 ‘죄의 용서함’을 얻는다(현재형, 14절).

거짓 교사들은 죄 용서를 세례 시에 받는 첫 단계로, 구속을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마지막 단계로 구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둘 모두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다(오브라이언).




그리스도를 높임(1:15-22)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이콘]이며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프로토토코스]이시다(15절, cf. 롬 8:29).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자체가 완전하게 계시되었다(cf. 요 1:18). ‘맏아들/먼저 난 자’라는 말은 창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머리(주권자)가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며(cf. 시 89:27)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cf. 출 4:22).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모든 것’(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주권들/통치자들/권세들)이 다 그분을 통하여(고전 8:6, 요 1:3),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16절, cf. 고전 8:6).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지혜’이시며(cf. 잠 8:30) ‘창조의 목적’이시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이단’을 의식하며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한다(cf. 2:18).

그분은 모든 것 앞에/먼저 계신다(현재형).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함께 형성되었다/모였다/연결되었다(완료형, 17절, cf. 엡 1:10-‘하나로 모으다’).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근본’([아르케]= 계 3:14),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난 자’[프로토토코스]이시다(18절).

그리스도는 창조와 새창조에 있어서 모든 우위를 차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유는 ① 모든 ‘충만’[플레로마]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19절, cf. 2:9, 엡 1:23, 성전의 개념과 연결됨). ② 그리스도를 통하여(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모든 것’(하늘에 있는 것/땅에 있는 것들)을 그분[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20절, cf. 2:15, 엡 2:16, 고후 5:19).

21~22절:

그리고 너희를 이제는 화해시키셨다! 전에 멀리 떠나(소외되어=엡 2:12, 4:18) 악한 행위들 안에서 마음(생각)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그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몸 안에서/으로 (화해시키셨다).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기 위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cf. 28절-‘완전한 자’). 에베소서에서는 신랑 앞에 신부를 세우는 이미지를 연결시킨다(엡 5:26-27).




바울의 사역(1:23-29)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굳게 기초가 든든해진다면(cf. 엡 3:17) 그리고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옮겨지지 않는다면(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음), 그럴 것이다(21~22절을 받음). 이 복음은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15절)에게 선포된 것이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디아코노스]이 되었다(23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고통/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완성한다고 고백한다(24절, cf. 엡 3:13).

골로새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 (cf. 4:3)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함’은 어떤 의미일까? (cf. 피터 오브라이언 주석, pp. 182-188,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정해진 한계가 다가오는 시대에 도달할 때 완성 될 것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고난에 참여한다.’)

24절은 바울의 사도됨을 강조한다.

바울이 일꾼이 된 목적은 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25절) ②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신비’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플루토스]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하심(26-27절) ③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엡 4:13)로 세우려하심(28절). 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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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쓰는 목적(2:1-5)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울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투쟁을 알아주기를 원한다(1절).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19절) 가운데 ①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가르침을 받게/강화되게 하려고. 그래서 확실한 총명(=1:9)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도록(2절). 그리스도 안에는 감추어진 지혜(=1:9)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3절, cf. 바울은 ‘감추어진 지혜/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② 아무도 ‘설득력 있는 연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4절). 영혼[프뉴마]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cf. 고전 5:3). 그리고 너희 믿음의 ‘견고함’과 ‘질서’를 보며 기뻐한다(5절).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는 권면(2:6-15)

권면(1):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라/살아라(6절). 이어지는 네 개의 명령분사 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면서(=엡 3:17, 원예 비유) ② 세워지면서(건축 비유) ③ 가르침을 받은 믿음에 확고해지면서/입증하면서(법정 비유) ④ 감사함이 넘치게 하면서(7절).

권면(2): 누가 철학과 ‘속이 텅 빈’ 속임수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유전/전승을 따라 (된 것이며), 세상의 초등학문/기본 원리들(cf. 10절-우주의 ‘통치자, 권세자’)을 따른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8절).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육체적으로(육체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9절, cf. 1:19).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신성과 인성 강조)을 보여 준다.

우리의 정체성(10-12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10절, cf. 15절, 1:16).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써(cf. 롬 6:4) ‘그리스도의 할례’(육체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써 함께 일으킴(부활)을 받았다(11-12절, cf. 엡 2:6). ‘골로새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아마도 아직 불충분하며, 뭔가 더 노력해야 온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cf. 16-23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13-1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분사형)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13절). 우리를 반대하는 법적 ‘빚의 증서’를 지우고/씻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없애버리셨다(14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 시키시고, 십자가로 개선행진을 하심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15절, cf. 전쟁/군사 용어를 사용함).




실제적인 권면(2:16-23)

권면(1): 그러므로(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더 이상 세상의 권세들에 메어있지 않다. cf. 20절)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 절기(축제)/초승달/안식일에 대해 너희를 판단/비난하지 못하게 하라(현재형, 16절). 이런 것들은 미래의 것들의 그림자(모형)이며 몸(원형)은 그리스도이다(17절).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미래의 것들(율법과 세상의 원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권면(2): 누구든지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로 너희를 일부러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는 ‘들어감’의 본 것(즉 신비함을 경험해 본 것에 근거하여), 그의 육체의 마음[누스]에 따라 헛되게 과장하는 것이다(18절). 이것은 골로새 이단의 속임의 특징을 보여 준다.

그들은 머리(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연합되어 자라게 되는 것이다(19절, cf. 엡 2:21, 4:16). 이단들의 ‘영적 체험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그들은 몸에 속해 있지도 않은 것이다.

결론적 반복(20-23절): 우리는 세상의 기본 원리(요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즉 그것들로부터 자유하였다.) 그런데 왜 법령을 만듭니까/선포합니까?(20절, 그 법령은 21절-붙잡지 말라/맛보지 말라/만지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22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cf. 18절)와 겸손과 ‘몸의 엄격함’에는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육체의 만족’에 대해서는 가치가 조금도 없다(23절).

세상의 가르침과 요구에 매일 필요가 없음과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것의 무익함을 강조함

‘육체의 만족에 대해서는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말의 해석

(1) 거짓 교사들이 육체의 만족(긍정적인 의미)을 추구하지 않았다.

(2) 금령들은 육체의 방종을 치료하는 데는 가치가 없다.

(3) 그런 율법주의적 생활방식은 육체의 만족으로 인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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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3:1-1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2:12)면 위의 것을 구하라(=마 6:33).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마음에 두고(=롬 8:6) 땅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고(cf. 2:20)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다(1-4절).

‘위의 것’을 구하라는 말은 곧 천국(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영광을 사모하라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욕심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골로새 이단들’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그러므로(너희는 죽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부정/정욕/악한 욕망/탐심(좀 더 가지려는 욕구, cf. 눅 12:15, 엡 5:3).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도 이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런 것들 가운데 걸었다(cf. 2:9)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cf. 엡 4:22-‘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분함/격노/악의/비방/더러운(외설적인) 말(5-8절).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결국, 내적인 악한 욕심부터 외적인 악한 행위/말까지 버리라는 뜻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않음으로? No! 9-11절 참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cf. 엡 4:15, 25).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면서(분사형)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사람을 입으면서(분사형, cf. 엡 4:22-24). 그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인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거기(그 ‘새롭게 되는 일’)에는 헬라인/유대인/할례파/무할례파/비헬라인/스구디아인/종/자유인이 없다( 그러므로 새사람의 단체적인 면을 강조함, cf. 고전 12:13).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9-11절, cf. 고전 15:28).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에베소서(4:22-24)에 비추어볼 때 이미 믿는 자 안에 일어난/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벗고 입는 일’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의 근거(이유)가 된다.




사랑하고 감사하라(3:12-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자비/겸손/온유/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면서(분사형) 용서하면서(분사형, cf. 엡 4:2, 32).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 입어라). 사랑은 ‘완전함의 매는 띠’다(12-14절).

우리는 이미 새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사람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며(cf. 마 11:29, 고후 10:1)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cf. 롬 13:14).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들을 지배하게 하라.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돼라(15절).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화 대신 서로 화목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자. 그것이 ‘새로운 사람’(공동체로서의 한 몸)의 모습이다. (cf. 엡 4:3-‘평화의 매는 띠’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하게/충분히 거하게 하라. HOW?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세 개의 분사형 ① 모든 지혜(=1:9)로 가르치면서 ② 서로 권면하면서(cf. 1:28) ③ 은혜 안에서 시/찬송/신령한 노래로,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16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수고)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분사형)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17절).




가족 지침(3:18-25)

아내들아,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로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18절, cf. 엡 5:22-24).

여기서 ‘순종하라’[휫포타소]는 말은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아가파오] 그들을 괴롭게/쓰라리게 하지 마라(19절)

남편들은 주어진 권위로 아내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섬겨야 한다(cf. 엡 5:25-29).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들에게 순종해라/경청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20절, cf. 엡 6:1-3).

아버지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도록(21절, cf. 엡 6:4)

종들아, 모든 일에 주인들에게 순종해라/경청해라. 눈앞에서만 잘하지 말고 오직 성실한 마음(순수한 동기)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해라.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유산의 보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몬 1:18) 자는 불의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거기에는) 편애(외모로 판단함)가 없다(22-25절, cf. 엡 6:5-9).

종들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cf. 4:9-오네시모?)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인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종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베풀어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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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들아(4:1)

주인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종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베풀어라(1절).




마지막 권면(4:2-6)

감사하면서[엔] 기도로[엔] 깨어 있는 가운데(분사형) 기도(간구)에 항상 힘써라/전념해라(2절, cf. 행 2:42, 6:4).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집사들을 따로 뽑으면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고 하였다(1:9-12). 이제 바울은 골로새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cf.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라].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는 가운데.”)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한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말문’을 열어주시기를 ② 마땅히 할 말로써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3-4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요청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배워야 한다.

외부(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면서/기회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5절, cf. 엡 5:15-16 “그런즉, 시대가 악하므로 시간을 아끼는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철저하게/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 말이 항상 은혜롭게 (되도록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분사형).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부정사, 6절, cf. 엡 4:29 “어떤 나쁜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히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 나오게 해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표현은 특별히 말하는 것과 연관해서 흥미 있고 재치 있게 말하는 것, 올바른/적절한 말로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cf. 벧전 3:15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마지막 인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4:7-18)

바울은 두기고(cf. 행 20:4)와 오네시모에게 ‘골로새서’를 전달하게 한다(7-9절). 두기고는 ‘에베소서’도 전달한 사람이며(엡 6:21)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10절). 이들은 할례파(유대인)들이었다(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예수).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11절).

또한,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이방인 출신도 있었다(에바브라-12절, 누가, 데마-14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초월한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cf. 1:7)를 칭찬하며 그의 열심과 신실성을 인정한다(12-13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골로새 이단들’에 맞서서 골로새의 성도들이 에바브라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이루고 있었으며 서로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권면을 받는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낭독하도록 쓰였다(15-16절, cf. 그 당시에는 어느 성도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15절, 몬 1:2)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에바브라, 빌레몬, 아킵보-17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11절) 그 지도자들이 맡은 직분/섬김[디아코니아]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한다(17절).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해설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이른 시기에 기록된 편지로, 짧은 선교 사역 뒤 박해 속에 남겨진 신생 교회를 격려하고 재림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도록 권하는 목회 서신이다. 믿음의 역사·사랑의 수고·소망의 인내가 편지 전체를 이끌며, 참된 회심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에서 오실 아들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난다(1:3, 9-10). 종말론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현재의 성결·형제 사랑·성실한 노동·깨어 있음과 슬픔 속의 위로를 낳는다.




2. 책명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1:1).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이자 카산드로스의 아내인 테살로니케의 이름에서 유래한 도시명이다. ‘전서’는 가치의 우열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와 구분하는 명칭이며, 두 편지는 재림에 관한 서로 다른 질문과 오해를 함께 교정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바울·실루아노·디모데이며 편지의 ‘우리’는 세 사람의 공동 선교와 관심을 반영하지만 사도적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다(1:1; 2:18; 3:1-6). 사도행전 17–18장의 이동 경로와 편지의 빌립보·아덴·디모데 보고가 구체적으로 일치하므로 바울 저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던 때의 고린도 체류 중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합류한 뒤, 주후 50–51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행 17:1–18:5, 12;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길에 놓인 항구·상업 도시였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박해받은 뒤 이곳에서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소동과 정치적 고발 때문에 급히 떠났다(행 17:1-10). 독자 대다수는 우상을 버리고 회심한 이방인으로 보이며, 동족에게 박해받고 성 윤리와 노동·공동체 질서, 재림 전에 죽은 성도의 운명을 걱정했다(1:9; 2:14; 4:3-18). 바울은 디모데의 좋은 보고에 감사하고 자신의 갑작스러운 이탈과 동기를 변호하며, 믿음을 굳게 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재림 때 흠 없이 서게 하려 했다(2:1–3:13).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F. F. 브루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은 인사, 1:2-10은 믿음·사랑·소망과 우상에서 돌아선 회심을 감사한다. 2:1-12은 탐욕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섬긴 선교사의 행위를 변호하고, 2:13-16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의 인내를 감사한다. 2:17–3:13은 재방문의 열망, 디모데의 파송과 보고, 사랑과 거룩을 위한 기도다. 4:1–5:24은 성적 순결·형제 사랑·조용한 노동, 죽은 성도의 부활, 주의 날과 공동체 의무를 권한다. 5:25-28은 기도·문안·공개 낭독과 은혜의 축복으로 마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며, 선택받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다른 교회의 본이 된다(1:4-8). 회심은 우상을 버리는 부정적 전환과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긍정적 전환을 함께 포함한다(1:9-10). 복음 사역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첨·탐욕·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검증받은 청지기로서 말씀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나눈다(2:3-12).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이며, 특별히 몸과 성을 정욕과 착취가 아닌 거룩과 존귀함으로 다스리는 것이다(4:3-8). 성 윤리는 개인 취향이 아니라 형제를 해치지 않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약적 순종이다. 형제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 배웠으나 더욱 풍성해져야 하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는 삶은 외부인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공동체에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한다(4:9-12). 노동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일상의 일부다.

성도의 견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존과 실제적 권면을 함께 포함한다. 바울은 성도에게 깨어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다고 확증한다(5:4-11).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영·혼·몸을 재림 때 흠 없게 보존하시는 분은 부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이루신다(5:23-24).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데살로니가 성도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새 언약 공동체다(2:12).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장차 올 진노에서 건지며, 그의 재림 때 죽은 성도와 살아 있는 성도를 함께 모으신다(1:10; 4:14-17). 주의 날은 선지자들이 말한 심판과 구원의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완성되는 사건이며,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심판이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함께 주와 사는 구원의 완성이다(5:1-10). 교회는 이미 빛과 낮에 속해 장차 올 나라의 거룩과 사랑을 현재에 살아낸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이며 장차 하늘로부터 오셔서 자기 백성을 진노에서 건지시는 주다(1:10).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깨어 있든 잠들었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영원한 연합을 보증한다(4:14; 5:9-10). 재림 때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며 모든 성도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4:16-17). 복음은 고난과 죽음을 즉시 없애지 않지만, 부활과 재림의 확실한 미래로 교회를 위로하고 오늘 서로를 세우게 한다.




9. 읽는 방법

재림 본문을 날짜·시기·정치 사건을 계산하는 암호로 읽지 말아야 한다. 주의 날은 밤의 도둑처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짓 안심과 종말 공포를 모두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 믿음·사랑·소망으로 살아야 한다(5:1-1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도 슬픔과 악을 부인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선을 붙들라는 종말론적 생활이다(5:14-22).

2:14-16의 유대인에 대한 책망을 모든 시대 모든 유대 민족에 대한 정죄나 반유대주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울 자신과 초기 교회의 많은 성도도 유대인이며, 본문은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 특정 박해자들의 행위를 예언자적 언어로 심판한다(2:14-16; 롬 9:1-5; 11:1-2).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도 모든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으라는 뜻이 아니며,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들고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는 명령과 함께 읽어야 한다(5:19-22).

<특별 주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과 휴거>

4:13-18의 목적은 재림 시간표를 새로 가르치기보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가 재림의 영광에서 뒤처질까 염려한 교회를 위로하는 데 있다.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한 뒤, 살아 있는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장면은 은밀하거나 보이지 않는 탈출이 아니라 왕의 공개적 도착·부활·백성의 환영을 묘사한다(4:15-18;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살전 4:15-17).

‘영접하다’는 말은 도시의 대표들이 방문하는 왕을 맞으러 나가 그와 함께 들어오는 장면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교회가 땅을 영구히 버리고 하늘로 떠나는 것보다 재림하시는 왕을 환영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유력하다(마 25:6; 행 28:15; 진 L. 그린, 『데살로니가전후서』 살전 4:17). 본문은 환난 전 비밀 휴거와 재림을 두 사건으로 분리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견해 차이가 있어도 중심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 모든 성도의 연합, 주의 공개적 재림과 ‘항상 주와 함께 있음’이며,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전 15:51-52; 살전 4:18).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진 L. 그린, 『데살로니가전후서』; 찰스 A. 워너메이커, 『데살로니가전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데살로니가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데살로니가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인사(1:1)

실루아노(실라의 로마식 이름)는 고린도 복음화에 바울과 협력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복음화에도 함께 동역했을 것이다(cf. 고후 1:19, 행 17:1-9). 그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작성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로 데살로니가(3:2, 6), 고린도(고전 4:17, 16:10), 빌립보(빌 2:19)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빌 2:22)라고 표현한다.

수신자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cf. 9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병행적으로 언급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해 준다.




2. 감사(1:2-10)

세 명의 공동 저자인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고(6절, cf. 롬 5:3, 5) 다른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본이 되었기 때문이다(7절). 그들의 철저한 회심(믿음)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기다림(소망)이 각처에 알려졌다(9-10절).

바울이 전한 복음[유앙겔리온]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시키는 능력과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확신 가운데 전해진 것이었다(5절).




3. 사도의 변증(2:1-12)


(1) 선교사들의 방문(2:1-4)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검증을 받은 자들로, 위탁받은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4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행 16:19-24)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도했으며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하는 바이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의식하며 변호하고 있다.

“그들[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선포는 폭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를 떠나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그들을 향한 적대감은 그들을 좇았던 사람들과 회심자들에게로 향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자신들을 변호하며, 또는 오히려 회심자들에게 사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줄 것을 호소한다”(F. F. 브루스).




(2) 선교사들의 행위(2:5-8)

바울은 3절의 변호를 이어간다. 바울 일행의 순결한 동기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4절)께서 증언하시는 바다. 바울은 탐욕을 부리거나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희생적으로 성도들을 대했다(7-8절, cf. 갈 4:19, 고후 12:15).




(3) 선교사들의 모범(2:9-12)

바울은 정당한 권리(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 손수 일했다. 이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순수한 동기와 온전한 행위를 비난하고 왜곡하는 자들에 넘어가지 말 것과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4. 더 큰 감사(2:13-16)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비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성도들이 충분히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은 처음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cf. 갈 1:11, 12).

그리고 그 결과로 따라온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 소망 안에 인내하였다(cf. 살전 1:3, 6).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은 사실은 그들이 유대의 교회들과 같은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브루스).

15-16절은 유대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에 관해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를 쫓아내고”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된 사건(행 17:5-10)과 이어진 베뢰아에서의 핍박 사건(행 17:13)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핍박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16절의 “노하심이 끝까지 ‘이미’ 임했다”는 표현의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어떤 학자들은 주후 49년에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이나 추방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브루스는 ‘원시 공관복음적’ 전승-마 10:23-을 본서의 저자들이 인정했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Charles Wanamaker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끝이 올 때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머무를 것”과 “이미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5. 두 번째 방문을 위한 계획(2:17-3:13)


(1)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2:17-20)

이 단락에서 저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시도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브루스는 “사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정치 권력(cf. 행 17:9)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Ramsay의 해석에 동의한다.

19-20절은 “왜냐하면,[가르]”로 시작되는데 이 구절은 저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자랑이며 영광이고 기쁨이다. “강림[파루시아]”은 당시 종교 의식을 통해 신성이 나타나는 것이나 고위층의 사람이 한 지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서에만 6번 등장한다(살전 2:19, 3:13, 4:15, 5:23, 살후 2:1, 8).




(2) 디모데의 사역(3:1-5)

사탄의 방해로 바울 일행의 방문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3, 5절). 5절의 “시험하는 자”는 2장 18절에 언급된 사탄을 가리킨다(cf. 고전 7:5).




(3) 디모데의 보고로 기뻐하고 감사함(3:6-10)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가 도착한 후 아마도 바로 서신을 썼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cf. 1:3)은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바울과 실루아노는 이 기쁜 소식 안에서 그들 자신의 ‘궁핍과 환난’에 대한 치료약을 발견한 것이다”(브루스).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그들을 대면하여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cf. 2:17).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원한다. 4장 1절에서 5절 22절까지의 내용은 그가 보충하고 싶었던 주제들을 다룬다.




(4)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3:11-13)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의 기도는 그들의 사랑이 넘치며(cf. 빌 1:9) 그리스도의 “강림[파루시아]”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해달라는 것이다(cf. 4:3-8, 5:23).






6. 권면(4:1-5:24)


(1) 전통을 지키는 것에 관한 권면(4:1-2)

1, 2절은 후반부의 도입 부분으로 이미 구전으로 전해진 교훈에 힘쓰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언급된 “명령”은 윤리적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며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성적 순결에 관한 권면(4:3-8)

“거룩함[하기아스모스]”(3, 4, 7절)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성화)을 가리키며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음란[포르네이아]”은 주로 매춘부와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유대주의에서처럼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만을 거룩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 외적인 성적 결함이 묵인되었고... 포르네이아를 반대하는 집단은 없었다... 데살로니가 사모드라게, 카비리(Cabiri)의 종교 의식은 음행을 신성시했다”(브루스). 그러나 성경은 당시 사회에서 용인된 관습과 완전히 결별하라고 가르친다.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5절).

4절의 “자기 아내/그릇[스큐오스]을 대할 줄 알고”에서 스큐오스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내를 표현했다기보다는 몸을 비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ESV, NEB의 번역을 따라 “자기 몸을 다스리다”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4절은 곧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6절의 “분수를 넘어서”는 경계 즉 자신의 것이 아닌 영역을 (성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시 헬라 도시들의 법에 따라 상속녀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 결혼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혼인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한다(브루스, 167).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은 성령님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7-8절).




(3) 형제 사랑에 관한 권면(4:9-12)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받은 질문(서신)에 답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필라델피아]”을 실천하는 일에 모범적이므로 더 이상 이 주제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말한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11절)는 명령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가 지나친 종말론에 동요되어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한다(cf. 살후 2:2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종용하며 근면한 삶은 외인에 대해 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4) 죽은 성도에 관한 권면(4:13-18)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다른 이(이교도)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다(13, 18절). 당시 이교 세계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영원히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으며 소망이 없는 것으로 애도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소망을 가진다(cf. 고전 6:14, 고후 4:14).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살아 남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묘사는 마태복음 24:30-31과 일치하며 이사야 27:12-13, 64:1절을 반영하고 있다.




(5) 때와 시기에 관한 권면(5:1-11)

“때[크로노스]와 시기[카이로스]” 두 명사의 의미상 차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잘 지켜졌으나 헬라 시대에는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날”이 “갑자기(불시에)” 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2-3절).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쓸 것이 없다고 말한다. “빛의 아들들”(요 12:36)에게는 그 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4-5절, cf. 눅 21:36).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한다(6, 8절, cf. 롬 13:12 “빛의 갑옷을 입자” 사 59:17).

11절의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우라는 의미이다. “종말론적인 소망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고 행동을 위한 동기, 특히 상호 간의 도움을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교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도와서 그 공동체가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브루스).




(6) 지도자들을 인정하라는 권면(5:12-13)

세 그룹의 사람들(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을 인정하고 그들을 ‘가장 높이 존경하라’고 권한다(cf. 히 13:17). “다스리다[프로이스타스다이]”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공식적인 직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cf. 딤전 3:4, 5, 딛 3:8, 14). “권하다[누데테인]”는 “갖가지 교훈을 의미하거나 혹은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곳에서는 경고를 의미한다(14절, 살후 3:15과 같이)”(브루스).

지도자들과 “화목하라”는 표현이 낯설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의 지도에 복종함으로써 분쟁 없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고일 것이다.




(7)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의무에 관한 권면(5:14-22)

14절은 네 가지의 목회적 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16-18절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명령(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을 담고 있다. 19-22절은 예언적 사역과 관련된 네 가지 권고로 구성된다. 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②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③ 범사에 분별하라 ④ 선한 것을 붙들어라 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14절의 “게으른 자들(개역한글, ‘규모 없는 자들’)”은 “훈련받지 않고, 합당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만 부리는 자들”을 가리킨다. “힘이 없는 자”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킨다(cf. 롬 15:1).

19절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와 21절의 “범사에 헤아려(시험하여) 선한 것을 취하라”는 명령은 특별히 20절에 언급된 예언 사역과 연관하여 주어진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1에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명령하며 14:29에서는 누가 예언할 때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명령한다.




(8)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두 번째 간구(5:23-24)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며(cf. 살전 3:13),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세 가지 명사 ‘영’, ‘혼’, ‘몸’에 근거해 인간이 3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 세 가지 명사는 저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온전한 거룩함을 강조하지만, 그것들은 3:13의 ‘너희 마음’ 이외에 다른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있다. 인간 본질의 육체적인 측면의 차이는 쉽게 구별되지만, ‘영’과 ‘혼’을 구별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수많은 토론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 가운데 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브루스).






7. 맺음말(5:25-28)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기 전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다(Justin Martyr, Apology, 65.2, A.D. 150년경). 이는 거룩한 교제 안에서의 연합을 표시하였다.

27절의 모든 형제 앞에서 편지를 공적으로 읽으라는 주문은 “게으른 자들”(14절)을 비롯하여 교회의 공적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명령일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성경 해설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데살로니가후서는 박해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교회를 격려하고,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미혹을 교정하며, 재림을 핑계로 무질서하게 사는 자를 바로잡는 목회 서신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배교와 불법의 사람, 사도적 전통과 성도의 견인, 책임 있는 노동을 함께 다룬다. 종말의 비밀을 호기심으로 풀기보다 주 예수께서 나타나 모든 불법을 멸하시고 성도 안에서 영광받으실 것을 믿으며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게 한다.




2. 책명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1:1). ‘후서’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이후에 기록되어 그 편지의 재림 교훈을 보충하고 새로 생긴 오해와 무질서를 교정한다는 뜻이다. 두 서신은 함께 읽을 때 죽은 성도의 부활, 주의 날, 깨어 있는 삶과 노동의 균형을 보여 준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바울·실루아노·디모데로 데살로니가전서와 동일하다(1:1). 일부 비평가는 어조와 종말 사건의 순서, 전서와 비슷한 표현을 이유로 후대 저작을 주장하지만, 같은 상황에 짧은 간격으로 보낸 편지가 공통 어휘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서로 다른 문제에 따라 강조도 달라질 수 있다. 바울은 친필 문안이 모든 편지의 표라고 밝혀 위조 편지를 경계하므로, 후대 위명 저작설은 편지 자체의 진실성 주장과 충돌한다(2:2; 3:17;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전서 뒤 수개월 안인 주후 50–52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랐고 인내의 본이 되었다(1:3-4). 그러나 예언·말·바울의 편지를 사칭한 주장으로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믿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일부는 일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며 공동체의 부담이 되었다(2:1-3; 3:6-12).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신원하고 안식을 주실 것을 확증하며, 재림 전에 나타날 배교와 불법에 관한 기존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사도적 전통에 굳게 서서 조용히 일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F. F. 브루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2은 인사, 1:3-12은 교회의 믿음·사랑·인내를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근거로 격려하고 기도한다. 2:1-12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미혹을 반박하며 배교, 막는 자와 불법의 사람의 발흥과 몰락을 설명한다. 2:13-17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복음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말과 편지로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권한다. 3:1-5은 말씀의 전파와 악한 자에게서의 보호를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3:6-16은 무질서와 게으름을 책망하고 조용히 일하며 선을 행하라 권한다. 3:17-18은 바울의 친필 표와 은혜의 축복이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성도의 환난 자체가 구원의 공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증명한다(1:4-5).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고 고난받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 안식을 주신다(1:6-10). 최후 심판은 사적 복수의 정당화가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가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소망이다. 영원한 멸망은 주의 얼굴과 영광에서 떠나는 실제적이고 엄중한 심판이며, 그날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서 영광받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처음부터 구원을 받도록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2:13-14). 그러므로 성도는 가르침 받은 사도적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하지만, 견인의 궁극적 근거는 선한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며 굳게 하시는 하나님과 신실하신 주께 있다(2:15-17; 3:3-5).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은 미혹에 대한 분별과 말씀을 붙드는 책임을 없애지 않고 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림 소망은 일상을 버리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일하고 선을 행하게 한다.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기 싫어 공동체에 기대고 남의 일에 간섭한 자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것은 가난·질병·실업으로 일하지 못하는 약자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3:6-12). 교회는 무질서를 바로잡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형제처럼 권면해야 한다(3:14-15). 노동과 돌봄, 권징과 형제애가 함께 간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선지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날은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나타나 악을 심판하고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로 성취된다(1:7-10; 사 2:10-21; 66:15-16). 불법의 세력은 이미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아래 있으며,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과 강림의 광채로 불법의 사람을 멸하신다(2:7-8). 구속사는 악의 무제한적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억제와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향한다. 교회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언약 백성으로 현재의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굳게 선다(2:13-17).




8. 그리스도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타나 불법과 박해를 공의로 심판하고 성도에게 안식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다(1:7-10). 그는 입의 기운과 강림의 광채로 불법의 사람을 멸하시므로 악의 마지막 발악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를 이길 수 없다(2:8). 하나님은 복음으로 성도를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사랑하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신다(2:13-17). 복음은 종말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성도를 미혹에서 지켜 인내·기도·노동과 선행으로 주를 기다리게 한다.




9. 읽는 방법

2장을 현대 정치인·종교 지도자·기술과 일대일로 대응시키거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법의 사람을 새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독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보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전에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게 한다(2:1-5). 사탄의 표적과 거짓 기적은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으며, 멸망하는 자의 근본 문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데 있다(2:9-12). 분별의 기준은 놀라운 현상보다 사도적 복음과 진리 사랑이다.

3:10을 복지·구제·장애 지원을 거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정죄하는 구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일할 능력과 기회가 있는데도 종말 기대나 무질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를 다룬다(3:6-12;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살후 3:10-12). 바울 자신은 복음 사역자의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본을 보이려고 밤낮 일했다. 교회는 게으름을 권면하는 동시에 참으로 궁핍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3:7-9, 13-15).

<특별 주제: 불법의 사람과 막는 자>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사탄의 능력으로 거짓 표적을 행하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멸망할 최종적 대적이다(2:3-10). 이를 과거의 특정 황제나 제도, 반복되는 적그리스도적 권력, 재림 직전의 개인적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최종적 인물을 바라보면서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한다고 말하므로, 역사 속 반복되는 전조와 마지막 집중을 함께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살후 2:3-8; 진 L. 그린, 『데살로니가전후서』 살후 2:3-10).

‘막는 것’과 ‘막는 자’에는 로마 제국과 법질서, 복음 선포, 성령, 천사적 권세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억제 등 여러 견해가 제안되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구두로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2:5-7; 찰스 A. 워너메이커, 『데살로니가전후서』). 분명한 것은 불법이 하나님의 정한 때 이전에 완전히 드러날 수 없고, 제거되는 억제력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으며, 마지막 승리는 불법의 정체를 알아맞힌 성도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점이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진 L. 그린, 『데살로니가전후서』; 찰스 A. 워너메이커, 『데살로니가전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데살로니가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데살로니가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인사(1:1-2)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발신자(저자)와 동일하다. 인사말도 데살로니가전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감사, 격려, 기도(1:3-12)


(1) 감사(1:3-4)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한다. 첫 번째 편지(데살로니가전서)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과 인내와 믿음의 본을 보인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언급하고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했다면(살전 3:10, 12), 이 감사의 표현은 이들의 많은 진보를 확인하며 기도응답에 감사하는 고백이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자랑한다(고후 8:1-5). 이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고후 8:1)를 자랑하는 것이다.




(2) 격려(1:5-10)

본 단락에 나타난 격려는 “주님의 날”에 있을 심판과 소망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 나타난 종말론적 가르침은 바울 고유의 것이 아니며 원시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공유했던 신앙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14, 3:3, 4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들의 믿음이 순전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되어 있다. 환난 중에 오래 참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브루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며(cf. 마 5:11-12, 벧전 1:7),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7절).




(3) 기도(1:11-12)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표를 설명한다. 그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기를 원한다(cf. 엡 4:1). 이는 모든 선을 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이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3. 불법한 사람의 발흥과 몰락(2:1-12)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하여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완료형) 주장(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적 가르침)으로 인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한다. 바울과 일행은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의 날”은 먼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있을 것이다(3절). “배교[아포스타시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종교적 정치적 반역을 지칭한다. 이 대반역의 지도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자신을 모든 신들 위에 두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4절, cf. 겔 28:2, 적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 관해서는 브루스의 주석에 부록을 참고하라).

6-8절은 “불법의 비밀[뮈스테리온]”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의 때”를 “막는 자”가 있다. 터툴리안과 크리소스톰은 “막는 자”를 로마 제국으로 보았다. 그 막는 자가 제거될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결국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cf. 계 19:20). “그 입의 기운”(8절)은 이사야서 11:4(칠십인역)을 반영한다.

“악한 자”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속여 그들 위에 군림한다(9-10절).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이 용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방하며 활동하는 것과 상응한다(cf. 마 24:24).

멸망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유기)을 받아 거짓에 이끌리며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11-12절, cf. 롬 1:21-28, 2:8).




4. 감사, 격려, 기도(2:13-17)


(1) 감사(2:13-14)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cf. 살전 1:4)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10, 12절의 멸망하는 자들과 대조됨)에 대해 감사드린다. 구원으로 이끄심의 목적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므로 다른 모든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복을 받도록 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브루스).




(2) 격려(2:15)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굳게 설 것과 받은 전통을 지킬 것을 격려한다. “여기서 전승이란 부활하신 예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 내용은 단순히 역사적 예수의 전승을 통해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참조. 고전 11:23). 그것은 부활하신 주의 영을 통해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전달되어 왔다(참조. Cullmann,, ‘The Tradition’, 66-75)”(브루스).




(3) 첫 번째 소원 기도(2:16-17)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견고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은혜를 통해 주신 분으로 고백한다.






5. 연속된 기도(3:1-5)


(1) 기도의 요청(3:1-2)

바울과 일행은 그들의 복음전도사역을 위해, 즉 “주의 말씀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복음전파하는 일을 거스르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cf. 롬 15:31)고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2) 확신의 표현(3:3-4)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는 자가 될 줄을 확신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멘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브루스).




(3) 두 번째 소원 기도(3:5)

두 번째 간구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인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6. 권면(3:6-16)


(1) 게으름(3:6-13)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 경고를 했었다(살전 5:14).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다루고 있다. 바울과 일행들은 일하는 것에 본을 보였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일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10절). 게으른 자들은 바울의 경고를 듣고 자기 양식을 위하여 조용히(일을 만들지 말고) 일해야 할 것이다(12절, cf. 살전 4:11, 엡 4:28).

“게으른 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 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마도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동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특별한 영적 능력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일을 등한시 했을 수도 있다.




(2) 징계(3:14-15)

게으름과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일을 만드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명한다(cf. 롬 16:17, 고전 5:9, 11). 이는 매우 무거운 징계이며 이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징계는 사랑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제를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세 번째 소원 기도(3:16)

세 번째 간구는 성도들의 평강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주어진다.






7. 마감 인사(3:17-18)

짧은 맺음말은 바울의 친필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축복 기도(cf. 살전 5:28, 롬 16:24)로 끝난다. 고대에는 서신의 발신자가 서신의 내용을 받아 적게 한 후 마지막 한두 문장을 자신의 친필로 적어 보내곤 하였다.







목회서신 개론

1)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 때 즈음(AD 60-70)에 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리킨다. 이 세 서신은 그 문체와 교리,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유사하다.

2) 대부분의 바울서신이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에 반해 목회서신은 개인에게 보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개인적이기보다는 공적인 특징이 더욱 드러난다.

3) 또한, 이 서신들은 잘 정돈된 문학작품과는 거리가 멀다. 어떤 주제들은 특정한 이유도 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개인에 대한 권고나 교회에 대한 충고가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도널드 거쓰리).

4) 목회서신의 공통적인 배경은 유대교적 특징을 지닌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다. 이 이단들은 ‘실현된 종말론’(해방운동)과 금욕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필립 타우너의 목회서신 참고). 이러한 배경과 저자의 관심을 염두하며 목회서신을 읽어 나가야 한다.


목회서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이들 서신의 일차 수신자는 디모데와 디도이다. 즉 일반 성도가 아닌 에베소 지역과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목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인 바울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들이었다. 교회를 세워가는 초기에 사도의 권위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하는 일은 오늘날 성경의 권위와 지도 아래서 목회하는 일반 목회자들과는 구분돼야 한다.

3) 이 서신의 일차 수신자가 디모데와 디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에베소와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읽히기 위해서 쓰였다는 점(cf. 딤전 6:21)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바울의 또 다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회 지도자를 인정하며 따르고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목회서신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성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배경, 특별히 그 당시에 활동하던 이단 혹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주장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서신 안에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들과 암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특별히 여성의 위치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이해할 때에 당시의 이단적 주장들과 훗날 영지주의로 발전할 초기 경향에 비추어 생각해야 한다. 서신의 경고를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성경 해설


디모데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며,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훈을 막고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섬기도록 보낸 사도적 편지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교회가 공개적으로 듣고 지도자를 인정하며 바른 가르침과 질서를 따르도록 쓰였다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 서신은 단순한 교회 행정 지침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교리·예배·지도력·관계·재물 사용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2. 책명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첫째 편지라는 뜻이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선교 여행과 여러 교회의 사역에 참여했다(행 16:1-3).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며 에베소에 남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도록 맡겼다(1:2-3). ‘전서’라는 명칭은 현재 정경의 배열을 가리키며 반드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 쓴 모든 편지라는 뜻은 아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사도 바울을 저자로 밝히고 디모데와 공유한 인물·사건·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어휘와 교회 조직, 거짓 교훈의 형태가 후대에 속한다고 보아 바울 저작을 부정하지만, 목회 상황과 대필·동역의 가능성, 바울의 생애 말기라는 배경, 초기 교회의 수용을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윌리엄 바운스, 『목회서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이 석방되어 마게도냐로 이동한 기간, 대략 주후 62–65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율법에 대한 헛된 변론, 금욕적 혼인·음식 금지와 같은 거짓 교훈을 막게 했다(1:3-7; 4:1-5; 6:3-5). 이 교사들의 사상을 완성된 영지주의 체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벗어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지키고 공예배와 지도자 선출, 다양한 연령과 형편의 성도를 돌보는 일을 정돈하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게 하는 데 있다(3:14-15).




5. 전체 구조와 흐름

1장은 다른 교훈을 금하고 율법의 바른 용도와 바울에게 베푸신 긍휼을 설명하며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맡긴다. 2장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공예배에서 남녀가 가져야 할 경건한 태도를 다룬다.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원리와 경건의 비밀을 제시한다. 4장은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가르침을 경고하고, 디모데가 말씀과 경건의 훈련과 은사를 통해 본이 되라고 권한다. 5장은 연령별 목회 관계, 참 과부의 돌봄, 장로의 존중과 권징을 다루며, 6장은 종과 상전, 거짓 교사와 돈 사랑, 자족, 부자들의 선행, 맡겨진 복음을 지키라는 권면으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디모데전서에서 바른 교훈은 지적 정확성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목표로 한다(1:5). 율법은 선하지만 의인을 자기 의로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불법과 죄를 드러내며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바울 자신은 박해자였으나 긍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본이 되었다. 교회의 교훈과 권징은 이런 은혜를 떠난 정죄나 논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3:15).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품, 절제, 가정의 신실함, 가르칠 능력과 검증된 믿음을 강조한다. 이는 직분자가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신뢰성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과부와 장로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교훈도 교회가 가족적 책임과 공적 돌봄, 공정한 권징, 관대한 선행을 함께 실천해야 함을 보여 준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자신을 주셨기에 교회는 왕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부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기를 구한다(2:1-7). 교회는 민족적 경계나 비밀 지식을 가진 소수 집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새 언약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마지막 때의 미혹 속에서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도에게 맡겨진 복음을 다음 세대에 보존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디모데전서는 복음의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신실한 말씀으로 요약한다(1:15). 바울의 구원은 가장 완고한 죄인도 그리스도의 긍휼 밖에 있지 않으며, 사역자의 권위가 자기 의가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에 기초함을 보여 준다. 3장 16절의 고백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어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리스도를 교회 경건의 비밀로 선포한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과 교회 질서는 복음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육신하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삶의 형태다.




9. 읽는 방법

디모데전서를 현대 목회자의 직무 규정집으로만 읽거나 디모데의 사도적 대리 권위를 오늘날 한 지도자에게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명령은 에베소의 구체적 거짓 교훈과 교회 상황 속에서 먼저 이해하고, 다른 신약 본문과 함께 오늘의 원리를 분별해야 한다. 특히 2장의 여성 관련 본문은 당시 거짓 교훈의 영향만으로 모두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문맥과 성경 전체의 남녀 공동 사역을 무시한 채 여성의 모든 배움과 봉사를 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창조 질서에 근거한 공적 가르침과 직분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여성에게 ‘배우라’고 한 명령, 경건과 선행의 소명, 성경에 나타난 여성 동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돈 사랑과 자족에 관한 말씀도 가난을 미화하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경계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목회서신 개론·디모데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필립 H. 타우너, 『목회서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디모데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디모데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인사(1:1-2)

1절:

‘구주[소테르] 하나님’(=딛 1:3, 2:10, 3:4)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하다. 당시 신화적 인물이나 로마 황제에게 구원자라는 호칭이 붙여졌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표현은 서신서 중 유일한 표현으로 이단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 바울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2절:

수신자 디모데에 대해 믿음 안에서 ‘적법한’ 아들[테크논]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양자와 구별되는 표현으로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표현이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한다(행 16:1-5). 로마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칭한다(롬 16:21).




2. 바울에게 받은 디모데의 사명(1:3-20)


(1) 거짓 교사의 문제(1:3-7)

3~4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목적에 관해 말한다. 디모데는 다른 교훈(cf. 6:3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금해야 하는(명령) 책임을 맡았다. 바울은 5년 전쯤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다(행 20:29).

신화들과 족보들에 몰두하는 것은 변론을 만들어낼 뿐이다. ‘신화’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그것들의 전설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특성을 지적하며 암시적으로 그것들을 역사적 사건들에 뿌리를 두는 복음과 대조하고 있다(바운스, cf. 벧후 1:16). ‘족보’는 헬라의 사색적인 것과 관련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전설과 보다 관련되어 있다(거쓰리). cf. 딛 1: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신화)’. 당시 ‘이단’들의 특징: 금욕주의(4:1-5, cf. 딛 1:15), 논쟁을 일으킴(6:3-5, 딤후 2:14, 16, 23)

5절:

잘못된 가르침의 목적(변론)과는 다르게(원문에서 5절은 ‘그러나’로 시작된다) 바른 가르침(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실천은 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경륜(계획/청지기직)을 이루는 것’과 연결된다. 사랑의 삼중 근원(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은 이단들의 모습(부패한 마음-6:5, 화인 맞은 양심-4:2, ‘자격을 상실한’ 믿음-딤후 3:8)과 대조된다.

우리의 배움의 목적도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는 것으로 볼 때(계 2:4) 바른 가르침과 사랑 실천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며 또한, 중요한 지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교리를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칼빈).

6~7절:

사람들이 (과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함정이 빠져 버린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킨 자들이다(딤후 4:3-4). 그들은 선한 양심을 스스로 ‘거절한’ 자들이며(19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4:1).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릇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다(6:5). 그러므로 디모데는 불경건한/의미 없는 논쟁을 피해야 하며(6:20)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딤후 3:14).




(2) 율법과 그 용도의 문제(1:8-11)

8~11절: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며 ‘적법하게’ 쓰여야 한다. 율법은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롬 3:20)과 하나님의 공의(뜻,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율법은 (의도적으로) 불종하는 자들을 정죄하지만 ‘바른/건강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cf. 고후 4:4-6)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율법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불법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스토트). “율법은 인간의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부스는 망치와 같다.”(어거스틴)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옳은 사람’으로 여기기 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한다(14-15절). 그러면서도 유일한 ‘교훈(가르침-단수)’이 자신에게 맡겨졌음(11절-신적 수동태)을 강조한다.




(3) 바울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소명(1:12-17)

12~13절:

바울은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권위)에 대해 역설한다. 그는 자신의 ‘봉사’[디아코니아]의 권위가 자신의 ‘충성’에 있지 않고 자신이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충성되게/신실하게 여겨주신 예수님에게서 나왔음을 강조한다. ‘능하게 했다’[인듀나모] 바울은 지금 자신의 회심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아무도 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를 택하시면서 자격 있게 여기신다.”(어거스틴) “은혜가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자질로 보일 때 가시적이며, 은혜 없는 믿음과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거쓰리)

14~15절:

바울은 ‘죄인 중의 최악’(cf. 엡 3:8)인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강조한다. 또한, 그는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cf. 딤후 1:9)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가? 혹은 자신의 권위와 특별함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가?

16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월적 풍성함(심각한 죄인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심)의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바울에게 베풀어졌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바른길을 벗어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며, 또한, 넘어졌던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

17절:

왜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야기 할 때 종종 감격의 송영을 외친다(6:15-16, 딤후 4:18). 이 송영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가? (cf. 딤후 1:10)




(4) 디모데의 사명에 대한 재확인(1:18-20)

18절:

“아들[테크논] 디모데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부름,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교훈)으로 명함: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6:12)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임파테이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암시는 무엇인가?

cf. 4: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딤후 1:16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19~20절:

후메내오(cf. 딤후 2:17)와 알렉산더(cf. 딤후 4:14)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cf. 고전 5:5) 출교를 말하는가? 그렇게 한 목적은 무엇인가? ‘신성모독(훼방)하지 않도록’-교정을 목적으로 함.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적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해야함을 가르친다(딤후 2:25-26). 징계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교정/치료이어야 한다.






3. 전도를 증진시킬 교회에서의 행실(2:1-15)


(1) 기도 시의 행실(2:1-8)

1~2절: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가? 왜 “모든 것 중의 첫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할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기도의 목적은 모든 경건(cf. 딤후 3:5)과 단정함(진지함/엄숙함/존경스러움/위엄) 가운데 고요/차분하고 평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로마제국은 신하들에게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지만 로마의 여신과 황제의 영도 함께 섬김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보여야 했다. 유대인들은 황제를 대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았지만 회당에서 황제를 위한 정규적인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열심당”은 이를 거부하고 황제를 위한 모든 의식을 거절함으로써 로마와 무력충돌하게 되었으며(AD 66) 결국, 오랜 투쟁 끝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게 된다(AD 70). (참고 IVP 배경주석)

그러나 본문의 더 큰 관심은 ‘이방인’ 심지어 로마 황제(네로, AD 54-68)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이단의 ‘배타적인 기도’에 대한 암시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어서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목회서신 도처에서 바울은 세속 통치자와 비그리스도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은 평화에 대한 관심이나 지배자들이 교회를 방해하지 않고 성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가 비신자에게 좋은 증거가 될 것을 열망한다.”(바운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황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군주와 왕자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또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열매가 모든 사람 중에서 현시되며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폴리갑, AD 69-155)

3~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1:18)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1:15).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로마와의 정치적 대립과 무력시위를 조장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 알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곧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몸값)을 주신 예수님(유일한 중보자)의 사역과 일치하는 일이다(5절).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롬 3:29-30, cf. 신 6:4).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중보자 모세(cf. 갈 3:19)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7절:

바로 그 일을 위해(하나님의 경륜-구원의 계획과 실행) 바울 자신이 사도 즉 이방인(‘모든 사람’)의 스승으로 임명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8절:

“그러므로 내가 바란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 안에 ‘배타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룹의 남자들이 있었는가? 바울은 교회의 다툼으로 인해 (전도 대상자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칠 악한 영향을 염려하는가? ‘거룩한 손’은 정결한 행실/삶(cf. 시 24:4)을 가리킨다. 8절은 바로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교회의 공적 예배 시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 배우는 동안의 여성의 행실(2:9-15)

9절:

‘이처럼 또한, 그 여자[구네]들이 단정한(=3:2) 옷차림 가운데 정절과 절제(=3:2) 로 자기를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복장의 정절과 적절함’은 성경의 원리이지만 ‘금이나 진주와 함께 땋은 머리’는 원리의 문화적 표현이다(바운스).

무(Moo)는 9절 이하의 본문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들을 버리고 방종하게 만드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다(cf. 15절, 4:3, 5:14).

파젯(Padgett)은 부유한 여자들이 ‘탐욕스러운’ 거짓 교사들의 주요대상이었음을 지적하며(딤후 3:1-7) 본문의 여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추종자였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본문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여자들은 부유한 자들도 모임 장소를 제공했을 것이며 지도자의 자리를 탐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구절들의 해석에 큰 통찰을 준다. 그러나 바운스는 이러한 관점에 동조하지 않는다.)

후건베르거는 본문의 ‘여자’[구네]를 ‘아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1절과 12절의 순종과 주관을 금하는 명령이 남편에 대한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슈라이너는 이에 반대하며 본문은 교회 내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준 명령으로 이해한다. 만약 9절의 [구네]가 ‘아내’로 번역되어야 한다면 8절의 [아네르]는 ‘남편’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다툼 금지와 정절에 대한 교훈이 배우자가 없는 이들에게 제외 될 리 만무하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따라서 영적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성, 음식, 남녀 구분과 같은 피조세계의 관점들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 구분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거짓 교훈의 일부였음을 강하게 암시한다.”(Moo)

10절:

“그러나 ‘경건’을 따르는(=6:21)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여자들이 외적인 치장보다 내적인 것(정절과 절제, 선행을 추구하는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한다.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선행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cf. 딤전 5:10)

선행의 중요성과 목적성은 목회서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다(딤후 2:21, 딛 1:16, 2:14, 3:1, 8, 14).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부도덕함과 방종을 낳는 반면 바른 교훈은 선행, 즉 사랑을 낳는다(1:5).

11-12절:

바울은 공예배에 있어서 옷차림으로 인한 혼란의 문제에서 보다 큰 지도력에 대한 문제로 전환한다. 이는 목회서신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논하면서 자세히 다루게 된다.

여자는 ‘조용히’ 모든 순종 안에서 배워야 하며,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지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는 ‘정통적인’ 여성의 위치이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여자들의 교육 능력과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바운스). 조용함과 순종은 배우는 방식이며 고대 랍비 교육의 특징이었다(키너).

문맥에서 “조용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cf. 2:2, 5:13) 또 누구에게/무엇에 순종하라는 말인가?(cf. 5:17, 딛 2:5) 이러한 배움의 자세(조용함/순종)는 여자들에게만 필요한가?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일체의 ‘가르치는 행위’와 ‘권위를 행하사는 일’을 할 수 없는가? NO(cf. 5:14, 딛 2:3, 행 18:26-브리스길라) 장소, 시기, 대상, 내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야 한다. 바운스를 비롯한 렌스키와 무는 12절의 ‘남자’가 문맥상 3장의 감독을 가리킨다고 본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도 충분히 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권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며, 가르침은 권위가 교회에서 행사되는 한 가지 방식이다.”(바운스)

13~14절:

여자가 ‘조용히’ 배워야 하는 (문화적이 아닌 신학적인) 근거를 창조의 원리에서 가져온다(13절, cf. 고전 11:8-9 ‘여자가 남자에게서 남’). 남자가 아닌 여자(하와)가 속은 것(창 3:13)에 대한 언급은 당시 에베소 교회들의 여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음을 암시한다(5:13-15, 딤후 3:6-7). 그리츠(Gritz)등은 당시 이단들이 에베소의 수호여신 아데미 신앙과 결합하여 여자의 우선성을 가르치며, 하와가 아담을 가르쳤다고 하는 고대 페미니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의 재구성’은 많은 비판을 받는다.

본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1) 슈라이너는 조심스럽게 남녀의 ‘상이한’ 약점에 따른 상이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한다.

(2) 무는 하와가 남자의 주도권(지도권)을 잡으려다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강조하며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경계한다고 본다.

(3) 키너는 하와가 에베소의 여자들같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15절:

여자를 위한 또 다른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언급된 구원은 문맥상 ‘죄’에서의 구원, 영적인/영원한 구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cf. 4:16, 빌 2:12). ‘정숙함’ 믿음/사랑/거룩은 ‘공로’가 아니라 신자를 특징짓는 성품을 가리킨다. ‘정숙함’으로 번역된 [소프로수네]는 9절에서 언급된 ‘정절’ 3장 2절에서 남자 감독의 자격으로 언급된 ‘절제’와 같은 단어이다.

피(Fee)는 ‘탈선하여 사단을 좇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에베소의 젊은 과부들의 방탕’(cf. 5:15)에 대한 ‘임시적’ 교훈으로 본다. 하지만 ‘임시적’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그 출산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젊은 과부에게 ‘시집가서 자녀를 낳으라’는 교훈(5:14)과 연관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교훈(원리)은 무엇인가? 혼인을 금했던 이단의 가르침(4:3)에 대해 거부하고 여자 본연의 위치를 지키라는 제유법인가? Yes. (존 스토트는 ‘그 출산’이 그리스도의 출생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거쓰리는 이에 반박한다.)

“가치와 역할의 동일시는 실재에 대한 비성경적이며 세속적인 견해이다.”(윌리엄 바운스, WBC 주석)






4.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중요성(3:1-13)


(1) 장로에게 기대되는 행실(3:1-7)

1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선한/고결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2-7절:

본 절에 나타나는 덕목의 목록은 당시 세속 사회에서도 매우 흔한 것이었다.

“바울은 교회지도자들이 최소한 이방 사회에서 귀하게 여겨진 기본적이며, 관찰 가능한 특성들을 소유하길 원한다… 바울은 교회지도자가 비기독교인만큼 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기보다 비기독교인이 정해놓은 목표만큼 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바운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일반은총에 근거한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한다.

2절:

‘한 아내의 남편’이 의미하는 바는? (1) 결혼한 자여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부인이 있는 자는 안 된다. (3) 아내에 대해 정절을 지켜야 한다. (4) 이혼/사별-재혼을 한 자는 안 된다.

1번과 4번을 강제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1번은 동방정교회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으며 4번은 초대교회(2세기)에 실제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재혼을 장려하기까지 한다(5:14).

3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6:5)을 염두에 둔 말이다.

4~5절:

집과 교회 그리고 다스리는 일과 돌보는 일을 병행시킴, 감독은 교회를 ‘돌보는’(=눅 10:34-35) 사람이다. ‘다스리다’[프로이스떼미]는 ‘지도하다/진두에서다’는 원의미를 가지고 있으며(cf. 딛 3:8, 14 ‘힘쓰다’), ‘잘’[칼로스] 다스린다는 것(=5:17)은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다. “모든 공손함/단정함으로”는 아버지 혹은 자녀를 수식할 수 있다.

6~7절:

‘마귀의 정죄’는 (1) 교만으로 마귀가 초래한 정죄를 가리키거나(목적격 속격) (2)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벌하는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다(주격 속격). 이처럼 ‘마귀의 올무’는 (1) 마귀가 놓는 유혹의 올무를 가리킬 수 있으며(주격 속격, 딤후 2:26) (2) 마귀가 빠진 그 올무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목적격 속격).




(2) 집사와 그 여성 동료에게 기대되는 행실(3:8-13)

8~13절:

바울은 교회 권위의 2층 구조(감독/장로와 집사)를 가르치며 집사가 감독에 종속된다는(상하 계급의) 아무런 암시도 보여주지 않는다. 본문을 통해 집사의 역할/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집사의 구제 사역은 단지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추론할 뿐이다(일곱 일꾼 중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자’였다-행 21:8=딤후 4:5).

10절:

‘시험을 받게’ 한 후 ‘봉사하게/섬기게’ 하는 것은 후보자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cf. 5:24). 이는 어떤 면에서 감독직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대적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시험에서 실패한’ 자들이다(딛 1:16).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microcosm이며, 교회 봉사에 필요한 자질은 가정에서 증명될 것이다.”(바운스)

11절:

‘여자/아내’[구네]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각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뵈뵈는 로마서 16:1에서 ‘집사’[디아코노스]라고 불리지만 그것이 공식적 직분인지 행위를 가리키는 지는 확실치 않다.

13절:

“왜냐하면, 잘 봉직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위/계급’이 직분의 승진을 암시하지 않는다. 바울은 전혀 집사와 장로 간의 종속관계 혹은 승진을 위한 단계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로써 천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마 23:11).






5. 경건(3:14-16)


(1) 교회에서의 경건(3:14-15)

14~15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없는 동안 ‘하나님의 집(=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수호자’이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수호자’라는 말은 교회의 ‘복음선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설명해 준다(바운스는 ‘터’라는 번역은 옳지 않다고 본다). 특별히 이단들의 활동과 교회의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을 볼 때 더욱 이해가 된다.




(2) 경건의 비밀(3:16)

16절:

경건의 신비;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알고 있던 찬양시를 인용한 것 같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해석에 논란이 많은 문장이다.

(1) ‘영적인 영역’으로(in)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계실 때의 사역과 대비되지 않고 오히려,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완전하게 확증하신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4:1-4)과는 반대로, 육신의 삶은 경멸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Fee).

(2)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by)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 제기하셨던 주장을 ‘확증하셨다’ 즉 옳다고 입증되었다는 것이다(바운스, cf. 롬 1:3-4).






6. 바울의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내용(4:1-16)


(1) 바로 잡아야 할 오류들(4:1-10)

1a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몇 년 전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예언을 생각해볼 수 있다(행 20:28-30).

‘후일에’는 ‘말세’(딤후 3:1)를 가리키며 바울은 이미 말세의 때라는 것을 인식한다(딤후 3:5).

1b-2절: 에베소 이단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나다’[아피스떼미]는 능동적으로 ‘버리다’ ‘배교하다’를 의미한다. 그들은 (1) 귀신들의 가르침들에 ‘몰두하면서’ (2)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선 안에서/으로’ (3) 양심에 화인 맞으므로 배교하게 될 것이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1) 양심에 사단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이 찍혀있다. (3) 양심이 타버려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 의학적 용어로 ‘마취하다/마비되다’를 뜻한다(스토트, 거쓰리).

3-5절:

그들은 성관계와 일부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에게 금한다. 금욕주의적일 뿐 아니라 율법주의적이다(cf. 골 2:16-23). 바울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sex)도 선한 것이며 음식도 선한 것이다(cf. 막 7:19, 롬 14:14).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우리는 감사함(두 번이나 반복됨, cf. 고전 10:30)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에 선하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구약의 음식법이 이미 폐기된 메시지임을 포함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킬 수 있다(바운스). 혹은 식사 전에 갖는 ‘기도회’에서 성경구절을 낭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버나드, 거쓰리).

6절:

앞에서 이단의 특징과 그들의 논리를 반박했다면 이제는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격려한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다/가르치다/명하다’ 바른 교훈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수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럴 때에 디모데는 선한 일꾼이 될 것이며 선한 교훈으로 양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7-10절:

명령법 쌍(1) 신화(=1:4)를 배격하고(=딤후 2:23),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의 목표는 경건이다. ‘훈련하라’는 명령은 대적자들과 같이 육체적 금욕주의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디모데는 더욱 경건의 열매(능력=딤후 3:5)가 드러나도록 힘써야 한다. 육체의 훈련은 ‘잠깐 동안’ 유익할 수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영원히 유익하다.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6:5-6 해설 참고)

바울은 내생의 약속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현재의 사역에 수고하고 진력한다고 고백한다(cf. 다른 사본에는 비난을 감수한다/욕을 먹는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NA27’의 진력한다는 표현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다(cf. 2:4). 이는 보편구원론을 말하지 않는다. 당시는 ‘죽은’ 황제들이 신과 구원자로 간주되었다.




(2) 디모데 자신의 삶과 사역(4:11-16)

11절:

명령법 쌍(2) 이것들을 명령하고(=1:3) 가르치라.

12절:

명령법 쌍(3)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본이 돼라(cf. 딤후 1:13).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하였으며(행 16:1, AD 49년) 그 뒤로 이 서신을 받기까지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다(바운스).

바울은 디모데가 본이 되어야 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는 이때에도 여전히 대적자들을 의식하고 있다.

13~14절:

명령법 쌍(3) [성경을] 낭독하는 것(=행 13:15),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착념/몰두하라(=1:4). 세 가지는(리펠드와 피는 이 세 가지가 목회와 예배의 주요 책무/요소/모범이라고 여길 이유는 없다고 지적한다) 공적 예배를 염두해 둔 표현이며 회당의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가르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식에서 특별한 점이었다(거쓰리).

자신의 은사를 안 돌보지(=히 2:3, 등한히 여기지) 말라.

1) 딤전 1:18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2) 딤전 4: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3) 딤후 1:6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위의 세 구절은 한 사건(디모데의 목회자 임명식/위임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 종합해보면 ‘디모데가 사역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예언이 주어졌고 이것이 바울과 장로들이 그에게 안수할 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되었다’(바운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적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은 공적인 임명은 받은 자들이었을까 생각해보자.

15절:

자신의 은사를 ‘안 돌보지’ 말고 도리어 ‘이것들을’ 돌보라(명령법). 너의 ‘진보’(=빌 1:12, 25)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목적). 대적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진보해 갈 것이다’(딤후 2:16).

16절:

명령법 쌍(4) 자신과 가르침을 주목하고/붙들고 ‘그것들’을 계속 실천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하리라’-이것은 영적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위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마 10:22), (믿음 안에 보호받는 자들이-벧전 1:5-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증 속에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듣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딤후 4:18)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7. 교회에서의 사회적 관계(5:1-6:2)


(1) 나이와 성별의 구분을 초월한 디모데의 관계(5:1-2)

1-2절:

원문은 교회 내에 있는 나이든 남녀와 젊은 남녀를 (심하게) 꾸짖지 말아야 하며 도리어 권면/위로/탄원[파라칼레오]해야 함을 말한다. 그들을 거짓 교사들을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부모를 대하듯, 형제자매를 대하듯 해야 한다. (cf. 딤후 2:24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딤후 4:2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면하라’) 특별히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모든 정절’로 대해야 한다. 디도서(2:4)에서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하라고 말한다.

‘늙은이’가 다른 곳에서는 장로를 가리키지만(5:17,19) 여기서는 일반 나이든 남자를 가리킨다. ‘늙은 여자’가 여성 장로를 가리키지 않는 것과 같다. 2세기까지 여성 장로직은 없었다(바운스).




(2) 과부에 대한 돌봄(5:3-16)

3-16절:

본문은 교회가 돌봐야 할 과부에 관해서 이야기 하면서 교회가 아닌 각 가정이 돌봐야 할 과부들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본문은 ‘과부직’(오늘날의 권사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1) 교회가 돌봐야 할 과부: (재정적으로) 존대해야(=17절) 하는 참 과부(3, 16),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밤낮으로 간구/기도를 계속하는 자(5, cf. 눅 2:36-37 안나), 나이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9),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9)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9)

2) 각 가정이 돌봐야 할 과부: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4)

*경건함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약 1:27). 향락을 좋아하는(사치하고 방종하는=약 5:5) 자, 영적으로 죽은 자(6), 젊은 과부: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자(11), 믿는 여자 친척이 있는 과부(16).

7-8절:

디모데는 이러한 지침들이 잘 실행되도록 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적 책임이며 교회의 평판과 연관된 일이다.

과부 된 어머니(혹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그녀를 돌봐야/공급해야 한다. 이 일이 교회의 짐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16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부인한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9절:

스토트를 비롯한 여러 학자는 9절부터는 다른 그룹의 과부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즉 봉사를 감당하는 과부들에대한 지침이라고 본다. 2세기 후반부터는 이러한 ‘봉사그룹’이 공식적으로 존재했음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본문은 어떤 공식적 직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표현에 있어서 고든 피와 거쓰리는 두 번 이상 결혼 했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지만 바운스와 리펠드는 결혼 생활에 신실했음(정절을 지킴)에 대한 강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cf. 3:2, 12-장로와 집사의 자격 ‘한 아내의 남편’).

11~15절: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는 말은 60세가 안 된 젊은 과부를 교회가 도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재정적 지원’(거쓰리는 ‘임무/직책’)을 위한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구한다. ‘그녀들이 처음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신실함을 저버리고 (정욕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떠날 때에 시집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죄/비판 받을 일이다.’로 의역할 수 있다(몇 해석자들은 ‘믿음’을 봉사를 위한 서약/맹세로 해석하려고도 하지만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대적(관사+단수)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차라리 재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14절). ‘이미 사탄을 따라 탈선한 자들도 있다’는 표현은(15절) 믿음을 떠나 정죄 받은 상태를 보여 준다(몇 해석자들은 ‘창기가 되었다’ 혹은 ‘이단에게 넘어갔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바울이 특별히 과부의 명단에 대해 신경쓰는 모습은 에베소 교회에 이단을 배경으로 한 젊은 과부들의 문제가 작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cf. 13절-게으름, 잡담, 참견(마술?=행 19:19), 딤후 3:6-‘어리석은 여자들’).




(3) 장로에 대한 존경(5:17-20)

17-18절:

‘바르게 지도하는’(=3:4) 장로들은 두 배(cf. 3절-동사형)로 존대해야 한다. 직역하면 ‘두 배의 값으로 가치가 매겨지도록 하라’ 18절(신 25:4, 눅 10:7 인용)은 장로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명시해 준다(cf. 고전 9:9-14).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동일인을 가리키는가? (yes-3:2, 5, no-칼빈) 만약 그렇다면 장로들의 ‘사례비’에 능력별(?) 차등이 있었다는 의미인가? (no-‘두 배’는 (1) 과부들에게 주어지는 그것과 비교하여 혹은 (2) 관용적 의미로 ‘관대하게’를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사례비’인가 규칙적인 ‘봉급’인가?

이단들의 문제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과 연관되었던 것(딛 1:11)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권면(명령)은 돈의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19-20절:

바울의 가르침은 부당하고 사악한 고소에서 장로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20절의 ‘범죄하고 있는 자들’은 공식적인 고소를 통하여 범죄한 사실이 밝혀진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그들은 장로들인가?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장로들을 의미하는가? 바운스는 ‘그렇다’라고 본다(그는 마지막 25절까지 장로와 연관된 교훈이라고 본다).

“징계를 남용하게 되면 거치고 편협한 정신을 낳게 된다. 그러나 징계를 소홀히 할 경우도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장로들이 범죄하였는 데도 이에 대해 결단력 없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거쓰리)




(4) 다양한 지시(5:21-25)

21절:

(강력히) 요청/증언한다(=딤전 4:1).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편향되게 행하지 마라! ‘편견’[프로크리마]은 사실을 듣기 전에 미리 마음에 결정을 두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용어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적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 속에서 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바운스)

22~25절:

여기서 안수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가리키며 ‘서둘러서’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cf. 3:10-‘시험하여 본 후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죄는 시간이 걸려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이며(24절) 악한 행실은 결국, 숨길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25절).

22절:

’서둘러 안수하는 것’과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는[코이노에오] 것’과의 연관성: (1) 각각 다른 교훈이다. 그다음 문장과 연결된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2) 전자는 후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장로들의 죄를 그냥 넘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3절의 ‘포도주 문제’는 22절(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과 요청과 연관하여 ‘극단적인 태도’(?)를 고수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것 같다.






8. 거짓 교사와 탐욕에 대한 강한 비판(6:3-10)

3-10절:

대적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식적인 책망으로 1:3-7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바른(건강한) 말=그리스도의 말씀=경건(=4:7)에 따른[카타] 교훈에 착념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여/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cf. 1:7) 변론과 언쟁을 (병적으로) 좋아하며 결국, 교회 안에 문제(시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의심)를 일으킨다. 이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진, 즉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며(cf. 딛 1:11) 그러한 태도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5절). “이것은 지적인 논쟁이 아주 자주 도덕적 타락으로 끝나는 과정의 주목할 만한 사례다.”(거스리)

대적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이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자족)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즉 대적자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삶고 경건을 이용하지만 바른 자들은 경건 자체를 목적으로 삶는다. ‘자족’[아우타르케이아]은 무엇인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는 것(8절). 그것은 스토아철학의 초월적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세이다(cf. 빌 4:11-13, 마 6:25-34).

“[경건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예배 또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로 정의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경건한 생활이라는 외적인 모습에 강조를 둔다 …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대한 극도의 전념이라고 정의된다.” (스피크)

“[경건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대략 동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태도와 행동을 묘사하며, 따라서 믿음과 행위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바운스)

9-10절:

부하려는 욕망은 결국, 시험, 올무, 파멸로 인도하는 악한 ‘욕망’[에피두미아]이다. 목회서신에서 올무는 ‘사단의 올무’이며(3:7, 딤후 2:26, 목회서신은 계속해서 사단의 활동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욕망’은 항상 강력한 죄스러운 욕구를 묘사한다. 그 욕망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6)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은 모든 (종류의) 악들의 (한)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잠 11:28)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 52:7)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5:10)

돈을 탐내는(얻으려 하는=3:1) 자들은 결국,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하게 된다.




9. 디모데에 대한 결론적 명령(6:11-21)

11-12절:

대적자들의 모습을 지적한 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며(‘너 하나님의 사람아’) 개인적인 명령을 한다. 디모데는 (1) 대적자들의 모습을 피하고 (2) 의/경건/믿음/사랑/인내/온유를 좇아야 하며 (3)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가? (cf. 고전 9:25 ‘운동경기’ 딤후 4:7) 신실함/충성됨을 강조하는가? (4) 또한, 영생을 취해야 한다. 영생은 최종 목표이며 디모데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디모데의 ‘선한 증거’는 세례 시나 위임 시에 고백한 공적인 증거일 수 있다.

13-16절: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님(cf. 막 15:2) 앞에 엄중히 명령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남’[에피파네이아] 때까지 ‘흠 없이’(희생제사를 묘사) ‘책망받을 것 없이’(=3:2) 이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2:6)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뒤나스테스]이시며 장차 ‘출현’[에피파네이아] 할 ‘만왕의 왕’이시다. 로마황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불멸하시는 분이니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cf. 1:17). ‘유일한 통치자'라는 표현은 헬라 사회에서 중요한 관료나 제우스에 대해 사용된 용어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

17-19절:

디모데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이들은 9절에서 언급된 ‘부하려는 자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부한 자들[플루시오스]은 불확실한 재물[플루토스]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플루시오스] 주사 누리게 하시는(cf. 전 5:19)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선한 행실에 부해야[플루시오스] 한다.’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장래(다가올 세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cf. 눅 12:33).

20-21절: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격려. ‘오, 디모데야’(cf. 1:18-‘아들 디모데야’)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함/돌아섬으로(현재 분사형) 네게 맡긴 것(기탁물=딤후 1:14)을 보호하라/간직하라. 이런 것들을 좇는 일을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다(cf. 10절). ‘거짓된 지식[그노시스]’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일컫는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는 복수 표현은 이 서신이 공개적으로 낭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거쓰리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복수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논증한다).







디모데후서

성경 해설


디모데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가운데 두 번째이자 바울의 마지막 정경 서신으로, 죽음을 앞둔 사도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사역을 충성되게 이어가라고 남긴 유언적 목회 서신이다. 개인적 그리움과 동역자들의 소식, 배신과 외로움이 생생하지만 중심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이 맡기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다. 바울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신실하신 주께서 자기 사람을 알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소망으로 디모데를 굳게 한다(1:12-14; 2:9, 19).




2. 책명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에게서 성경과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행 16:1-3; 딤후 1:5; 3:15). ‘후서’는 가치의 우열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와 구별하는 명칭이며 바울 생애와 사역의 마지막 국면을 반영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밝힌다(1:1). 일부 비평가는 목회서신의 어휘·교회 질서·거짓 교사 묘사가 후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지만, 개인 이름과 여행 물품·겨울·재판·동역자의 이동에 관한 구체성은 단순한 위명 문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도행전 마지막 투옥 뒤 석방되어 다시 사역하다 네로 치하에서 두 번째로 체포되었다는 전통적 재구성이 편지의 정황과 잘 맞는다(1:15-17; 4:6-18;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로마의 더 엄한 투옥 중 순교 직전인 주후 64–67년경 기록한 것으로 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디모데는 에베소와 주변 교회를 섬기면서 거짓 교훈, 논쟁과 배교, 사역의 부담과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다. 후메내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말세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진리를 대적했다(2:16-18; 3:1-9). 바울은 아시아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첫 변론 때 아무도 곁에 서지 않은 상황에서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속히 오기를 원했다(1:15; 4:9-16). 목적은 두려움과 수치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과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며,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고 성경으로 교회를 가르쳐 끝까지 직무를 완수하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윌리엄 D. 바운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7은 인사와 로이스·유니게에게서 이어진 믿음 및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키라는 권면이다. 1:8-18은 복음과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며 오네시보로의 충성을 기린다. 2:1-26은 군사·경기자·농부·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과 깨끗한 그릇의 비유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수하며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고 한다. 3:1-17은 말세의 거짓 경건을 경고하고 바울의 삶과 박해를 본받아 영감된 성경에 거하라 한다. 4:1-8은 말씀 선포와 직무 완수, 바울의 선한 싸움과 의의 면류관, 4:9-22은 마지막 부탁·재판·동역자 문안과 주의 구원을 기록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므로, 디모데는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키고 복음과 갇힌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1:6-8).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원 전 은혜에 따라 구원하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죽음의 폐지와 생명의 드러남에 근거한다(1:9-10). 사역의 담대함은 타고난 성격이나 성공 경험보다 맡기신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1:12-14).

복음 전수는 사도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되어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이들에게 맡기는 세대 간 사명이다(2:1-2). 좋은 군사·경기자·농부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역자는 말다툼과 무지한 논쟁을 피하고 온유하게 반대자를 바로잡아야 한다(2:3-7, 14-26). 교회의 견고한 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두 인으로 서 있다(2:19). 은혜의 보존은 거룩한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책망·바르게 함·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시킨다(3:15-17).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주어졌다는 뜻이다. 직접 문맥은 디모데가 어려서 안 구약성경을 가리키지만, 사도적 복음과 신약의 정경 형성 안에서 모든 정경의 영감과 충분성을 확증한다(벧후 3:15-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성령은 말씀과 경쟁하는 새 계시가 아니라 영감된 말씀을 통해 교회를 구원과 성숙으로 이끄신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며, 바울이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2:8-10).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견디는 자는 그와 함께 살고 왕 노릇하며, 우리가 미쁨이 없어도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신실하시다(2:11-13). 말세는 먼 미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거짓 경건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말씀에 거해야 하는 현재의 시대다(3:1-13). 구속사의 끝에서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심을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4:8).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주이며,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왕이다(1:9-10; 2:8). 그는 바울이 맡긴 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킬 능력이 있고, 자기 백성을 아시며, 부인하는 자를 심판하시면서도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다(1:12; 2:12-13, 19). 바울의 첫 변론 때 모두가 떠났어도 주께서 곁에 서서 능력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으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4:16-18).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견디고 죽음 너머의 생명과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이다.




9. 읽는 방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준비 없이 아무 때나 타인을 압박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라는 허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맥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경계·권면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시대에도 사역자가 자신의 직무를 꾸준히 수행하라는 명령이다(4:1-5).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표현도 임의의 영적 암호를 찾거나 성경을 시대별로 해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다루라는 뜻이다(2:15;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딤후 2:15).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 말을 자기 의와 영적 영웅주의로 읽지 말아야 한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자신을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마지막에도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고백한다(1:8-14; 4:6-8, 17-18). 고난을 좋은 사역자의 자격으로 낭만화하거나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험한 자리에 남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바울도 박해자를 경계하고 디모데에게 해를 끼친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한다(3:11; 4:14-15).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디모데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필립 H. 타우너, 『목회서신』; 도널드 거쓰리, 『목회서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디모데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디모데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인사(1:1-2)

1-2절:

‘사랑하는 아들’(cf. 고전 4:17), 디모데는 15년 이상 바울의 신실한 선교 동역자였다(롬 16:21). 이처럼 본 서신은 개인적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적인 권위와 드러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사도직의 목표를 보여주며 에베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그것과의 차이를 보여 준다. “바울의 사명은 이 약속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켈리)




2. 개인적 격려(1:3-14)


(1) 디모데의 영적 유산에 대한 상기(1:3-7)

3-5절: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하며 ‘그의 거짓/위선 없는 믿음 때문에’(5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의 눈물’을 상기하며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디모데는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cf. 8-9절, 거쓰리는 아마도 바울과의 마지막 이별 때의 눈물일 것이라고 말한다. 행 20:37)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디모데를 격려한다. 바울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들로부터 섬기는/예배하는 하나님(3절)을 디모데도 동일하게 믿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디모데의 믿음도 외조모(로이스)와 어머니(유니게-‘믿는 유대인’ 행 16:1)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상기시킨다(cf. 3:14-17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6-7절: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새롭게 불을 붙이기 위하여’ 은사 받은 일을 생각나게 한다(cf. 딤전 1:18, 4:14). 디모데는 현재 사역에서 낙심하고 있었을까? 혹은 소심하거나 두려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스토트와 리펠드는 이에 동의하고[고전 16:10] 거쓰리와 피는 이를 반대한다)

“모든 크리스천 사역자들은 때로 자신이 임직을 받던 영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신이 받은 소명의 위대함과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적합성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참으로 모든 크리스천 일꾼들은 아무리 작은 임무에 종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한 특별한 은사를 부여함이 없이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거쓰리)

하나님께서 ‘우리’(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프뉴마]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분별력의 영[프뉴마]이다. (리펠드와 피는 ‘마음/영’을 ‘성령’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2) 신실함의 이유(1:8-12)

8-12절:

‘주의 증거(주님에 관한 증거)와 또는 ‘그의 죄수’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에 대해 먼저 본을 본인 사람이다(11-12절).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살전 4:7)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 은혜는 영원/시간들[크로노스] 전부터(cf. 엡 1:4)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신적 수동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피파네이아] 왕의 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시고(cf. 고전 15:55) 복음으로 썩지 아니함(육체의 부활)과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즉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8).

“[복음의] 특성은 사람을 재창조하고 변혁시켜, 지금 그리고 차후로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 원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목적이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시고 사망을 폐하신 것이다.” (존 스토트)

“고난의 필연성을 부인하는 어느 가르침도 바울의 복음과 정반대된다.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필연적인 부분으로서 고난을 품는다.”(바운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교사로-cf. 딤전 2:7) 세움을 받았다. 또한,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이다(8절). 바울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다(12절). ‘나의 기탁물’(=1:14, 여기서는 복음을 가리킨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의미한다.




(3) 건전한 교훈에 대한 명령(1:13-14)

13-14절:

본문은 이전의 구절들과 연관되는데, 디모데가 본받고 지켜야 하는 ‘바른/건강한 말’은 디모데가 고난을 받도록 요청받은 복음이다. 이 복음은 먼저 바울에게 맡겨졌고 그다음 디모데에게 맡겨졌다(cf. 2:2).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아름다운 기탁물’을 지키라(cf. 딤전 6:20). 그 방법은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이다.






3. 바울의 상황(1:15-18)


(1) 친구들의 버림을 받음(1:15)

15절: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과 복음을 수호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15절)와 긍정적인 사례(16-18절)를 든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학자들(Jeremias, 리펠드 등)은 로마에 있던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의 재판의 변호 시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cf. 4:16), 혹은 투옥 기간 동안 돌아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법으로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에 그를 멀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낫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을 수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그들 중 두 명이다. 아마도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의 교회도 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오네시보로의 도움을 받음(1:16-18)

16-18절:

이제 긍정적인 사례로서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며 ‘그의 집’이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한다(cf. 18절).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멤버였으며 아마도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한 사람일 것이다(4:19). 그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찾았고 찾은 끝에 만났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시원하게 했다/기운을 북돋웠다[아납쉬호]. 또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다. (여러 학자들, 특히 로마 가톨릭 주석가들은 그가 이 서신을 쓰던 시기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교리의 기초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16, 18절은 오네시보로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의 집에 대한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4. 권고(2:1-26)


(1) 인내에 대한 격려(2:1-7)

1절:

내 아들아, 계속 강해져라(현재 수동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즉 스스로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은사를 힘입으라는 뜻이다. 그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다.

2절:

나에게 들은 것(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장로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 전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4:9).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 오기 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원하는 것이다. 본 구절을 ‘사도적 계승의 제도화’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는 증인들을 내세운 어느 한 사건(안수식 등)을 가리키기보다는 ‘디모데가 들었던 복음이 오직 바울로부터 은밀하게 듣지 않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임’을 강조한다(바운스).

3-7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와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다(cf. 1:8, 2:9). 그러면서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은유를 통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보상)와 인내하라는 교훈을 강조한다.

(1)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는 말은 사역자(목회자)가 수도원적 삶을 요구하거나 세속적 활동을 금하는 말이 아니다. ‘얽매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는 우선순위와 임무 완수(인내)에 있다. 그것이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2) ‘경기하는 자’는 규칙대로 해야 한다(5절). 이 규칙은 그 당시에 경기가 있기 전 열 달 동안 준비하고 그 준비를 적절히 마쳤다는 제우스에 대한 맹세, 그것이 거짓이라면 벌을 받겠다는 맹세를 반영한다(바운스, 거쓰리).

(3) ‘수고하는 농부’의 은유(6절)는 현재의 ‘사역자를 위한 급료(보상)’를 말한다기보다 종말론적 상(cf. 4:8 ‘의의 면류관’)과 함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고난받을 것, 수고할 것에 대한 격려와 도전을 말하는 것이다. 디모데는 이 은유들을 묵상하고 지혜/통찰력을 얻어야 한다(7절).




(2) 인내의 이유(2:8-13)

8절:

그리스도(그분의 죽으심과 사심=복음)를 계속 기억하라. 그분은 다윗의 씨(메시아)로서 죽음에 이르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라.

9절:

‘내가 이 복음 안에서/때문에 ‘중범죄자(=눅 23:32)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현재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완료형 수동태).’ 바울은 여전히 재판을 통해서도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4:17). 혹은 다른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빌 1:14-17).

10절:

사도 바울이 견디는 이유/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선택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cf. 골 1:2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조하며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다(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후 4: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1-13절:

신실한 말씀,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롬 6:8, 현재를 일컫는 미래시제).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요(=고전 4:8). 우리가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cf. 막 8:38).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항상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고난받는 일은 신실함을 지키는 문제이다.

13절의 해석 1: 우리는 비록 신실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실 것이다.

13절의 해석 2: 12절과 병행하여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경고에 대해 신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스토트, 헨드릭슨).




(3) 논쟁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2:14-26)

14-26절: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잘못될 위험에 있지만 아직 배도한 자(12절-‘부인한 자’)는 아니다. 강한 권면을 통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다(25-26절). 디모데는 대적자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15절)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21절).

15절: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곧게 자르다/곧은 길을 내다’)는 말은 복음에 관한 올바른 해석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위(삶)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는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다.

18절:

‘부활이 이미 발생했다’(cf. 고전 15:12) 에베소의 이단들은 ‘몸의 부활’을 배격했던 그리스철학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자주 금욕주의(딤전 4:3)와 부도덕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이러한 이단은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이며(Kelly) 많은 영지주의자는 자신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aur, 저스틴의 변증 26.4-5 참고).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단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엡 2:20, 고전 3:11)는 흔들리지 않는다. 인침에 대한 언급은 건물의 터에 보증을 새겨놓는 관행에 기초한다. 인이 모토나 간단한 어구를 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WBC).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내용은 민수기 16:5(70인경)의 인용이다(cf. 민 16:26, 사 52:11).

20-21절:

금이나 은 그릇은 귀하게 쓰인다(보통 식사 때).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귀하게(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cf. 3:16)

22-23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1) 청년의 정욕/열정을 피하라. 문맥상 성적인 욕심을 말하기 보다 ‘온유함’(24-25절)과 대비되는 젊은이의 기질 즉 조급함, 논쟁, 분노, 공격성, 거만함, 야망, 변덕, 완고함, 자기증명 등을 가리키는 것 같다.

(2)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좇으라. 누구와 함께하느냐도 중요하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cf. 19절)과 함께’ 딤전 6: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3) 어리석고 교육받지 못한[아파이듀토스] 변론을 거절하라. 딛 3: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24-25절:

변론은 다툼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한다(딤전 3:3-장로의 자격, cf. 마 12:18-19).

<4가지 긍정적인 명령>

(1) 모든 사람을 온유/친절함으로 대해야 한다(cf. 딤전 5:1-2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딛 3:2-모든 성도가 온유해야 한다).

“온유함으로 주어진다면, 강력한 꾸짖음은 깊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무섭게 위압하는 것보다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이단인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찜이뇨? 거기서 바울은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병에 걸린 것을 그가 아는 사람들, 즉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크리소스톰)

(2)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3) 참아야 한다. 특별히 ‘악한 일 가운데서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분을 내지 않고 악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다(WBC).

(4) 반론하는 자를 온유함/정중함/겸손함[프라우테스]으로 훈계해야/교육해야([파이듀오]-cf. 23절)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지식/인정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25-26절, cf. 딤전 1:20). 4가지의 명령은 목회자의 ‘양육 패턴’을 보여 준다.

25절:

‘회개를 주사’라는 표현 속에서 회개가 하나님의 은사임을 드러낸다.

26절:

디모데전서(3:7)에서 ‘마귀의 올무’는 에베소교인들이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행동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개별적 사람들의 배교문제뿐 아니라 교회의 명성과 복음전파의 초석(성도의 경건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학자는 ‘그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따르게’에서 그를 마귀로 본다.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뜻을 따르게 되는 데에서 벗어나’로 해석한다(AV, RSV, ESV, 거쓰리).

“깨어”[아나내포]는 마취상태에서 다시 제 정신이 드는 것,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5. 혹독한 시기의 도래(3:1-13)


(1) 악덕의 목록(3:1-5)

1절:

말세(마지막의 날들=행 2:17)에 고통하는/곤란한/끔찍한/악한/다루기 힘든 때가 이를 것이다(미래형). 그 때는 언제인가? 지금은? 그럼 그때는? 5절의 돌아서라는 명령은 현재형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다. 또한, 6절에서는 그런 자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한다.

2-5절:

악의 목록은 말세가 왜 고통스러울지를 설명한다. 또한, 이 목록들은 목회서신의 다른 곳에서 대적자들을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 디모데는 이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5절).

(1) 자기를 사랑하는

(2) 돈을 사랑하는 “자아중심주의와 물질적인 유익이 사랑의 주된 대상이 될 때, 그것들은 모든 도덕적 가치를 퇴락시키고, 악의 연이은 목록이 그것들의 자연스런 열매가 된다.” (거쓰리)

(3) 자랑하는 자/허풍쟁이(명사형)

(4) 교만한. 3번은 행위를 다루고, 4번은 감정을 다룬다.

(5) 비방하는/모욕하는

(6)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7) 감사하지 않는/은혜를 모르는

(8) 거룩하지 않은

(9) 애정이 없는-특별히 가족애와 관련됨

(10) 용서하지 않는/협상이 없는 (휴전 제안을 거절하는)

(11) 모함하는/참소하는

(12) 절제하지 못하는/통제가 없는-반대말: ‘절제하며’-딛 1:8

(13) 사나운/길들여지지 않은

(14)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반댓말: ‘선행을 좋아하며’ cf. 딛 1:8, 장로의 자격

(15) 배신자(명사형, =눅 6:16)

(16) 조급한/경솔한/무분별한-행 19:36

(17) 자만하는-딤전 6:4

(18)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이제 단락전체를 요약한다.

(19) 경건/너그러움/온유([유세베야]=딤전 4:7)의 모양/형식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cf. 딛 1:16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경건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예배 또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로 정의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경건한 생활이라는 외적인 모습에 강조를 둔다 …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대한 극도의 전념이라고 정의된다.” (스피크)

“[경건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대략 동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태도와 행동을 묘사하며, 따라서 믿음과 행위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바운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종교적 신비나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거나 믿지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다(cf. 1:8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롬 1:16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고전 4:20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 여성을 희생시킴(3:6-9)

6-9절:

본 단락은 ‘왜냐하면,’[가르]으로 시작하여 디모데가 대적자들/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이유와 그들의 활동을 설명한다.

그 집들로 ‘가만히 들어가’는 문자적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교묘히 환심을 사는”(NIV) 대적자들의 속임수적인 본질을 암시한다. ‘작은/약한 여자’를 유인한다/(포로로) 사로잡는다. 그 여자들은 죄들을 무겁게 지고(완료형 수동태) 여러 욕심들에 끌려간다(현재형 수동태, cf. 딤전 5:6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 여자들은 항상 배우지만(cf. 딤전 5:13 ‘게으름을 배워’) 진리의 지식/인식/앎(참된 복음)에 이를 수 없다.

“이 여인들의 배우려는 욕구는 게으른 호기심, 즉 ‘새로운 것에 대한 병적인 사랑’이나 대적자들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고린도에서처럼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제한에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바운스)

그 여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이다(cf. 롬 1:28 ‘그들이 마음/인식에 하나님 두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은 성경에 거론되지 않지만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마술사로 유대와 크리스천 전승에 나타난다(cf. 탈굼역 출 7:11, 쿰란문헌CD 5:18, 유대문헌Tg. Ps.-J. 7:2).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졌고(완료형 수동태)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타락한/검증을 받지 못한[아도키모스]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더 진전하지(=2:16, 3:13) 못한다.




(3) 박해(3:10-13)

10-12절: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과 순수한 동기(의향/목적/결심)와 모범적인 삶(생활방식, 신실함, 오래 참음, 사랑, 인내)을 보았다. 또한, 그런 순결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박해받는 것을 보았다(cf. 행 13, 14장).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는 디모데를 바울의 고난에 초청하는 것이며(1:8, 2:3) 그 길을 걷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 건지셨음도 강조한다.

13절: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속이고 속는다/미혹하고 미혹당한다(=마 24:5-6)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전 15:33)






6. 성경의 능력(3:14-17)

14-15절:

악한 자들은 그러하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들에 머물러 있어라. 확신의 두 근원; (1) 어머니와 할머니, 바울로부터 배운 것(존 스토트는 사본과 문맥에 따라 디모데가 배운 사람은 단수-바울-라고 주장한다). (2)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룩한 글들[그라마]’(무관사 복수로 히브리 성경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표현) *초기 랍비 전승은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로 다섯 살을 든다(WBC).

‘거룩한 글들’은 믿음을 통하여[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엔]’ 구원에 이르도록[에이스] 지혜롭게 만든다. ‘지혜’는 대적자들의 어리석음(9절)과 미혹됨(13절)과 대비된다.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대적자들의 ‘신화와 족보에 대한 변론’(딤전 1:4)을 만들어 내는 것과 대조된다.

16-17절:

모든(every) 구약성경([그라페] 단수)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 넣어진’[데오프뉴스토스] 것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서 유래한(딤전 4:1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람들의 명령들’(딛 1:14)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그러한 신적 근원을 가진 말씀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cf. 4:2). 교리와 실천에 대한 강조를 주목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다.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비유-2:21) 이것은 디모데의 사역을 위한 성경의 충족성을 강조한다.




7.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명령(4:1-8)


(1) 전도와 여타 사역들(4:1-5)

1-2절:

3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활동할 악한 자들/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들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3:14).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 종말론적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재림 즉 나타나심[에피파네아]과 그 나라(통치[바실레이아])의 종말론적 완성을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강력히 요청한다’([디아마르투레스다이]=딤전 5:21). 바울도 주의 나타나심[에피파네이아] 때에 ‘심판자’가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8절).

(1) ‘전파하다’[케뤼소]는 공적으로 ‘선포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으며 ‘설교하다, 가르치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말씀’(3:16-17의 성경)을 맡은 자의 임무를 잘 보여 준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자/전파하는 자’([케릭스]=1:11, 딤전:7)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한다. 명사형[캐뤼그마]은 ‘전도’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맡은 자’의 특권으로서의 전도를 말한다(딛 1:3).

(2) 항상 힘쓰라/준비하라. 때를 얻든지/좋은 때/제때[유카이로스] 못 얻든지/안 좋은 때/[아카이로스]. [에피스테미]의 기본 의미는 ‘곁에 서다-stand by’이다. (cf. 4:6-‘가까왔다’) ‘좋지 않은 때’는 3-4절에서 설명한다.

모든 일에서 ‘오래 참음’과 (복음을) 가르침[디다케]으로, (3) 경책하며/책망하라/유죄임을 드러내라 (4) 경계하라/꾸짖어라 (5) 권하라.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것이며(딤전 1:16) 바울이 본을 보인 것(3:10)으로 이제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갈 5:22) 사역자는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교육해야 한다(2:25).

3-4절:

‘왜냐하면,’ 때[카이로스]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허락하지/용납하지/참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자기의 욕심(=3:6)을 따라 스승/교사들(=1:11)을 모아 드릴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최신의 교리적 유행으로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이다… 바른 교훈보다 에베소인들은 가려운 귀를 그들의 악한 욕구에서 유래하는 교리로 긁어주는 교사를 원한다.”(바운스)

그들은 진리에서 (의도적으로) 돌이키며/배반하며(=딛 1:14) 그 신화(=딤전 1:4, 4:7)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3-4절의 동사는 다 미래시제이지만 이미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중복된다. 바울은 지금이 바로 그 말세의 때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사역에 더욱 전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5절).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1) 신중하라/깨어 있어라 (2) 고난을 받으라(1:8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 ‘전도자’[유앙겔리스테스]의 일을 하라 (4) 네 직무/섬김/사역[디아코니아]을 완수하라.

‘전도자’라는 단어는 ‘전도자 빌립’을 묘사할 때(행 21:8), 영적 은사의 목록에서(엡 4:11) 그리고 본 구절에 총 3번 등장한다. 그러나 바운스는 그 용어의 강조점이 은사가 부여된 자의 임무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2) 바울의 개인적 성찰(4:6-8)

6-8절:

‘임무를 완수하라’는 표현은 바울의 죽을 것을 언급하는 다음 구절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때 의미심장한 명령이다. ‘너는 임무를 완수하라 왜냐하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종말론적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며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이 고백은 여전히 디모데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다.

6절: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전제(헌주)로서 부어지고 있다’(=빌 2:17, 신적수동태, cf. 출 30:9). ‘떠남’의 때[카이로스]가 이미 가까웠다. ‘떠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본 구절에만 나타나며 병사들이 진영을 떠나거나 선원이 장박장에서 배를 푸는데 사용되는 용어로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이다(WBC). 로크는 장막을 걷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스피크는 두 은유를 합쳐서 ‘항해하기 전에 헌주를 드리고 닻을 푸는 선원들’을 유추한다.

7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미 이룬 일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자기 자랑이 아닌 디모데를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 선한/고상한 싸움/경주를 싸웠다/힘썼다. 그 길/레이스를 마쳤다/완수했다/다 이루었다(=요 19:3). 그 믿음(복음메시지, 충성서약)을 지켰다(세 개의 동사가 완료형).

“자주 내가 사도의 손을 붙잡고 이 구절을 살폈을 때, 나는 왜 바울이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였는 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 ‘내가 선한 씨움을 싸웠노라.’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의 낙심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모든 일을 마쳤고 영광스러운 끝맺음을 이룸으로써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소스톰)

8절:

바울은 이제 경주를 완주한 자로서 의의 ‘월계수/화관’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것이며 그의 나타나심([에피파네아] =1절)을 사랑한([아가파오] 완료형)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다. 분명히 로마의 재판장은 의로운 자가 아닐 것이며 그러기에 죽음을 선고할 것이다. 그러나 참 재판장은 ‘생명’을 선언하실 것이다.






8. 결론(4:9-22)


(1) 바울의 상황(4:9-18)

9절:

‘너는 내게 빨리 오기를 힘써라.’ 바울은 자신이 이번 재판의 과정에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디모데가 방문하여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겨울 전-21절)이 있다는 것도 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를 향한 애정 때문이었는가? (1:4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여전히 디모데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cf. 10절-‘왜냐하면,’)

10-12절:

빨리 와라.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로 오는 도중에 마가에게 들러서 그를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의 마리아의 아들이자 바나바의 사촌이다(cf. 골 4:10-11, 행 12:12, 15:37-39). 바울은 이미 그와 화해했으며 그를 자기 일/사역([디아코니아]=5절)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바울은 마가가 오네시보로의 봉사를 대신해 주기를 원했을까?(1:16-18) 혹은 자신의 로마사역의 대리자로 생각했을까?(크리소스톰은 그렇게 간주한다.)

13절: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방문하는 길에 겉옷(무거운 외투)과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한다. 바울에게는 겨울을 대비해 옷을 챙겨 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는가? 그 책(문서)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성경, 초기복음서, 신분증, 빈 종이)? 무엇을 위해 그것이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확답을 얻을 수 없다. 아마도 바울은 드로아(행 20:6, 고후 2:12)를 통해 에베소로 가던 중(딤전 3:14) 체포되고 가보의 집에 몇몇 물건들을 남겨두고 로마로 이송되었을 것이다.

14-15절:

바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 한 사람을 언급하며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는다(종말론적 신앙). 또한, 디모데에게도 그 사람을 계속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 알렉산더의 악행과 정황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어쩌면 알렉산더는 바울이 체포되는 일을 주도했을 수 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는 길에 조심하라고 했을 수 있다. 혹은 로마에서의 변호(16-17절) 때에 바울을 대적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15절). 혹은 알렉산더가 에베소에서 출교당한 그 사람일 수도 있고(딤전 1:20) 그 복수로 대적하는 자가 됐을 수 있다.

16절:

이어지는 변호 때에 관한 상황설명은 알렉산더의 악행과 대적이 변호상황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 처음 변명(사전 공판)에서 아무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10절)고 말하면서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바울은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남은 상처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21절은 그가 여전히 교회지도자들-아마도 자신을 버렸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7-18절: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고/돕기 위해 오셨고’ 그를 견고하게 하셨다(여전히 변호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주님의 임재와 공급은 재판 상황에서도 복음(‘선포된 말씀’-케리그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5절 ‘완수하다’) 하기 위한 것이었다(cf. 행 23:11). “‘때를 못 얻든지’ 전파된 말씀이란 바로 이것이었다!”(스토트). 그리고(결국,) 그는 ‘사자의 입’(황제?)에서 건짐을 받았다(예비 심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후속 재판이 지연된 상황을 가리킨다).

바울은 주님의 선한 인도 하심과 최종적 구원을 고백하며(cf. 마 6:13)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18절). “과거의 은혜는 장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한다.”




(2) 교우들에 대한 인사말(4:19-21)

19-21절: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1:16)로 집에 인사를 시킴(19절), 아라스도(롬 16:23, 행 19:22와 동일인일 가능성)와 드로비모(행 21:29)에 대한 상황을 알림(20절), 마지막 부탁 반복(‘겨울 전에 오기를 힘써라’-고대의 겨울철 여행은 특별히 위험했으며 해상여행은 불가능했다. cf. 행 27:12)과 교회 형제들의 인사를 전함(21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에베소 전도여행까지 바울과 함께했으며(행 18장) 그 후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 교회를 섬겼다(롬 16:3-5). 본 절을 근거로 그들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절의 네 사람은 성경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중 마지막 세 사람의 이름은 라틴어이고 이는 서신서의 저술 장소가 로마임을 암시해 준다. 그라우디아는 여성의 이름이며 로마 교회에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전승에 따르면 리노는 로마의 첫 주교가 되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리더들이었고 디모데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바울의 핵심 서클에는 들어 있지 않고 사전 심리에서 앞에 나오지도 않았다(11, 16a절). 친근한 방식으로 여기서 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바울은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을 지킨다.” (바운스)




(3) 축도(4:22)

22절:

마지막 인사. 바울의 일반적인 마무리 인사(‘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지어다.’-몬 1:25)와는 달리 바울은 먼저 디모데 개인에게 인사말(축복)을 전한다. “주님께서 네 영혼[프뉴마]과 함께 (계시기를)” 바울은 마지막까지 ‘디모데의 눈물’(1:4)을 기억하며 그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나의 떠남을 슬퍼하지 말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디도서

성경 해설


디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디도서는 디모데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며,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 둔 동역자 디도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보낸 사도적 편지다. 개인에게 보낸 짧은 편지이지만 장로 임명, 거짓 교훈의 책망, 여러 연령과 사회적 형편의 성도 교육, 선한 행실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공적 성격을 가진다. 바른 교훈과 선한 삶을 분리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교회의 질서와 일상의 경건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 준다.




2. 책명

‘디도서’는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에서 왔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으며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의 대표적 사례였고,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와 연보 사역을 맡길 만큼 신뢰받는 동역자였다(갈 2:1-3; 고후 7–8장). 바울은 그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 부르고, 남은 일을 바로잡으며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레데에 남겨 두었다(1:4-5).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저자로 밝힌다(1:1). 일부 비평가들은 목회서신의 어휘와 교회 조직을 후대의 것으로 보아 바울 저작을 부정하지만, 서신의 개인적 세부와 바울 사역의 연속성, 초기 교회의 수용을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이 석방되어 그레데에서 사역한 뒤 디도를 남겨 두고,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려 계획하던 주후 62–65년경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1:5; 3:12).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그레데는 지중해의 큰 섬으로 여러 도시에 교회가 있었지만 아직 지도 체계와 교훈이 충분히 정돈되지 않았다. 할례파에 속한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의 명령을 가르치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러운 이익을 구했다(1:10-16). 바울이 인용한 그레데 시인의 혹독한 평가는 모든 그레데인을 인종적으로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과 탐욕이 지역 사회의 악한 평판을 그대로 드러냈음을 책망하는 논쟁적 인용이다. 디도는 장로를 세우고 거짓 교사를 엄히 책망하며, 각 부류가 복음의 교훈을 빛내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도널드 거쓰리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4는 인사와 사도직의 목적을 밝히고, 1:5-16은 각 성에 장로를 세울 자격과 거짓 교사에 대한 책망을 다룬다. 2:1-10은 늙은 남녀와 젊은 남녀, 종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며, 2:11-15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을 훈련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고 설명한다. 3:1-11은 권세에 대한 태도와 모든 사람을 향한 온유, 중생과 칭의의 은혜, 선한 일에 힘씀, 어리석은 논쟁과 분열을 피할 것을 권한다. 3:12-15은 여행 계획과 동역자 지원, 마지막 인사로 끝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디도서는 바른 교훈이 선한 행실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한다고 반복한다. 장로는 말씀에 합한 신실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의 가정과 성품이 그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든 성도는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모든 성도는 절제와 신실함과 선행을 통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2:10). 선한 행실은 구원의 원인이나 공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은혜가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맺는 필수적인 열매다.

은혜는 죄를 묵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훈련한다(2:11-12).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도록 권한다. 이는 국가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절대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자 자신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했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복음적 겸손에 근거한다(3:1-7). 진리를 지키는 책망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는 온유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때가 되어 복음 선포로 나타내셨다고 말한다(1:2-3). 이 약속은 민족적 혈통이나 할례에 갇히지 않고 같은 믿음을 받은 이방인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신다(2:14). 새 언약 공동체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태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3:4-7).




8. 그리스도와 복음

디도서는 복음을 두 번의 ‘나타남’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나 현재의 삶을 훈련하며,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린다(2:11-13).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 주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깨끗한 백성으로 삼으셨다(2:14).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어져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3:4-7). 복음은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서 현재를 절제와 경건과 선행으로 살게 하는 은혜다.




9. 읽는 방법

디도서를 교회 조직과 도덕 규칙만 모은 책으로 읽지 말고, 2장과 3장의 복음 선언이 모든 명령의 토대임을 보아야 한다. 장로의 자격은 권력과 명예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품과 가정과 말씀에 충실할 책임이다. 그레데인에 대한 인용을 민족적 편견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거짓 교사와 당시 문화의 악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종들에게 복종을 명한 본문도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이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지 말며, 억압적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빛내도록 가르친 말씀과 성경 전체가 인간의 존엄과 형제 됨을 확장하는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선한 행실은 칭의를 얻는 공로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열매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목회서신 개론·디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도널드 거쓰리, 『디도서』; 필립 H. 타우너, 『목회서신』;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디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디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문안(1:1-4)

1절의 ‘하나님의 종(노예)’이라는 표현은 오직 본서에서만 나타난다(cf. 벧전 2:16). 이 표현은 노예라는 의미에서 겸손을, ‘하나님의’라는 차원에서 권위를 나타낸다(예, ‘하나님의 종 모세’).

바울의 사도됨은 (1)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 (2)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3)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 ‘진리의 지식’을 온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삶 속에서다.”(버나드) “경건을 향상시키지 않는 교리는 어떤 것이든 명백한 허위일 뿐이다.”(스토트)

-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cf. 12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2절). 본 절은 예정과 선택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때에 전도[선포][케뤼그마]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다(3절).

- 바울은 이단들의 적의에 대항하여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강조한다.

수신자: 같은[공통된] 믿음을 따라 참된[합법적인] 아들 된 디도(4절).

바울은 성부와 성자를 동등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3-4절, cf. 2:10, 13, 3:4, 6). 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할례파 이단들을 의식한 표현이다(cf. 10절).




2. 교회 직분의 자격(1:5-9)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다(5절). 바울은 전도여행 초기부터 교회에 장로들(조직)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cf. 행 14:21-23). 본 구절은 그레데의 여러 교회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반면 디모데전서 5:19은 에베소 교회들에 이미 장로들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내가 명한 대로’(5절)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각해 준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아넹클레토스]는 장로 자격의 요약과 표준이 된다(딤전 3:2). 집사의 자격에도 요구된다(딤전 3:10).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을 근거로 초대교회는 재혼한 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옳은가? 독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은 불신자와 이단들의 특징을 보여 준다(cf. 10절).

‘믿는/신실한 자녀들[테크나]을 둔 자’라는 강조된 표현은 여전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큰 자격 기준의 세부사항이 될 것이다(cf. 딤전 3:4, 12). “가정은 교회지도자들의 기초적인 훈련장으로 여겨진다.”(거쓰리)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한 제한(딤전 3:6)이 생략된 것은 그레데 교회가 어렸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혹은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의 년 수가 있는 자여야 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

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며 이는 ‘장로’의 자격이 왜 중요한 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감독(7절)은 장로의 기능적 측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cf. 행 20:17, 28).

7-9절:

책망할 것이 없고[반드시 없어야 하고]라는 말이 반복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의-딤전 3:15)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5가지 부정적 자질>

(1) 고집대로 하는/오만한 (2) 화를 잘 내는/급한 성질의 (3) 술취한/술에 중독된 (4) 폭력적인 사람 (5)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딤전 3:8, cf. 11절)

<7가지 긍정적 자질>

(1) 환대하는 (2) 선한 것을 좋아하는 (3) 신중한 (4) 의로운 (5) 거룩한 (6) 절제하는 (7)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디다케]을 그대로 붙드는/헌신하는.

그래야 하는 이유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박하는 자들을 책망하기/드러내기 위해서다(cf. 11절). 이는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디닥티코스] 사람이어야 함(딤전 3:2)을 함축하고 있다.




3. 거짓 그레데인 교사들(1:10-16)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아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특히 할례파들 가운데 많았다(cf. 14절, 바운스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족들을 ‘뒤집어엎는’(=요 2:15) 자들이다(11절).

12~14절:

그레데인들에 대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에피메니데스(BC 600년경)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평판은 역사적 사실로도 보고 된다. 헬라어 ‘거짓말하다’[크레티조]는 단어는 그레데인들의 이름에서 형성된 동사이다. 바울도 이 사실을 확언하면서 디도에게 그들을 엄하게(cf. 고후 8:10) 꾸짖으라고 명령한다. 그 목적은 (1)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건강하게 하고 (2) 유대인의 [신화](=딤후 4:4)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cf. 마 15:9, 골 2:21-22)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운스는 유대적 신화와 사람의 명령은 히브리 성경을 재해석했던 바리새인의 구두 전승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꾸짖어야 하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는 바울이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견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cf. 딤후 2:25-26).

15절은 유대적 외식주의(금욕적 가르침)를 특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전 4:3-5)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다(cf. 눅 11:39-41). 그들은 믿지 않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cf. 사도행전 15: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cf. 딤후 3:5). 그들의 특징은 가증하며 복종하지 않으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린[아도키모스] 자들이다(16절). 바울은 참된 믿음과 순종/선행을 연결하여 강조한다(cf. 1, 10절, 2:14). 헬라어[아도키모스]는 시험을 견디어내지 못해 실패, 즉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장로의 자격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cf. 8절).

결론:

“우리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계시인가 아니면 전통인가? 둘째, 그것의 본질은 내적인가 아니면 외적인가? 영적인가 아니면 의식적인가? 셋째, 그것의 결과는 변화된 삶인가 아니면 단지 형식상의 신조인가? 참된 종교는 그 근원에 있어서 신적이며 본질에 있어서 영적이며 영향력에 있어서 도덕적이다.” (존 스토트)




4. 교회 내의 행실에 대한 규범(2:1-10)

(1) 늙은이들에 관하여(2:1-3)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과 대비되게(1:11, 14) “오직[그러나] 너는 바른[건전한] 가르침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한다. 이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해야 하는 장로들에게 본이 돼라는 말이기도 하다.

늙은 남자: (1) 절제[술 취하지 않은/깨끗한 마음/판단에서 명석한](=딤전 3:2, 11) (2) 경건[고귀한/존경할 만한](=딤전 3:8, 11) (3) 신중[근신하는/절제하는](=딤전 3:2) (4) 믿음, 사랑, 인내(cf. 살전 1:3)에 온전하다[건강하다](=2:1).

늙은 여자: (1) 행실이 거룩한[경건한, 존경할만한] (2) 모함[참소, 중상] (3) 많은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 (4) 선한 것을 가르치는(cf. 1:8). 이는 공적인 가르침보다 비공식적인, 일대일의 격려를 가리킨다(cf. 4절).

(2) 젊은이들에 관하여(2:4-8)

젊은 여자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늙은 여자가 교훈/격려/조언해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젊은 남자에 관한 내용은 디도가 먼저 본을 보이며 권면/촉구해야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세대 간의 유대 관계와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다. 4절의 ‘교훈하다’[소프로니조]는 단어는 ‘근신하는’[소프론](=2, 5, 6절)과 동족어로서 ‘정신 차리게 하다’는 의미가 있다.

젊은 여자: (1)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2)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3) 근신하는[절제하는] (2) 순전한[정결한/정숙한] (3) 집안일을 하는(cf. 딤전 5:13) (4) 선하며 (5)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젊은 남자: (1) 신중하도록[분별하도록/건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그 일을 위해 디도는 범사에 권면[촉구]하되 a. 선한일에 본을, 그리고 b. 교훈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결함]을, c. [위엄/고결함]을, d. 책망할 것이 없는 [건강한] 말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대적자]가 부끄럽게 되어,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cf. 5절).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교리를 들으며, 회심한다.”(마틴 루터)

(3) 종들에 관하여(2:9-10)

바울은 계속 이어서 디도에게 종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종들: (1) 모든 일에 순종하라(엡 6:5, 골 3:22) (2) 주인을 기쁘게 하라 - HOW? a. 거슬러 말하지 말고[비방하지 말고] b. 훔치지 말고(cf. 행 5:2-3) c. 오히려 [선한] 신실함[충성]을 나타냄으로써.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 구주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단장하기] 위해서이다.




5. 기독교인 생활의 신학적인 근거(2:11-3:7)

(1) 은혜의 교육적 능력(2:11-15)

경건한 행위가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 앎과 행위의 분리(1:16)가 잘못인 이유에 대한 설명: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 우리를 양육[징계]하시되 (2) 불경건한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3)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하게] 하시고 (4)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참고: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구주’로 표현한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WBC 주석을 참고할 것)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 [그의 소유된/특별한]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다(cf. 엡 5:25-27).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 그 동기에서 그리고 그 목적과 원동력에 있어서 다르다.

“고결한 기독교적 삶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확고하게 기반하고 있다... 적절한 행동은 적절한 신학으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구속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성화로 나아간다. 제자도와 동떨어진 구원이란 없다.” (바운스)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2) 공통 사회에서의 기독교인의 태도(3:1-2)

디도에게 주어진 명령,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일곱 명령을 기억하게 하라. (1)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cf. 롬 13:1-7) (2) 순종하라 (3)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4)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cf. 10절) (5) 다투지 말라(cf. 딤전 3:3) (6) 관용하라[온유한/친절한] (7) 범사에[모든] 온유함[친절/겸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3) 세속주의를 능가하는 복음의 우월성(3:3)

우리 믿는 자들도 믿기 전에는 전형적인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만약에 디도가 그레데인들의 성격에 실망한다면, 그는 그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회상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거쓰리)

(4) 구세주의 나타남과 사역(3:4-7)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자비[선하심/관대/친절/온유][크레스토테스]와 ‘사람사랑’[필안뜨로피아](=행 28:2)이 나타났을 때, (‘자비와 사람사랑’이라는 표현은 세속 문헌에서 신들이나 왕/통치자들의 덕성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구속행위를 일컫는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닌 오직 그분의 긍휼[자비]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은 중생[새롭게 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갱신](=롬 12:2)을 [통하여/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행 2:17-18, 33). 왜냐하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cf. 갈 3:29).

3-7절의 내용은 1-2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준다. 즉 우리는 긍휼을 입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목적은 그분을 닮은 자녀(상속자)로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6. 마지막 훈계(3:8-11)

(1) 선한 일에 관하여(3:8)

여러 가지 가르침에 관해 굳세게 말하라. 목표는 믿는 자들이 ‘선한 일’(1:8)을 좇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구원과 제자도를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온전한 뜻을 놓치는 것이다.” (바운스)

(2)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3:9-11)

그러나! 변론과 족보 이야기(cf. 딤전 1:4)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딤후 2:16). 이것은 무익하고[해롭고] 헛된[소용 없는, 내용 없는]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딤전 4:7, 딤후 2:23).

이런 사람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7. 사신과 결론(3:12-15)

계획과 부탁: (1)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겠다. 너는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2)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어 그들로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게 하라.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선한 일에 준비되도록 훈련시키라고 한다.

12절:

두기고는 바울의 서신을 에베소(엡 6:21)와 골로새(골 4:7)에 전달한 아시아 사람(행 20:4)이다(cf. 딤후 4:12). 니고볼리라는 이름의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일곱 곳이 있었다. 그중 바울이 말한 니고볼리는 아가야 서쪽 해변의 에프리스에 니고볼리를 언급한다고 본다. 이는 아마도 서반아(스페인)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알려준다(바운스).

13절:

세나와 아볼로(고린도 교회 목회자-고전 1:12)는 아마도 디도에게 본 서신을 전달했을 것이고, 디도는 그 보답으로 그들이 다음 여행을 준비할 때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환대를 베풀어야 했다(바운스, 897).

➥ 2-3장 적용과 질문

바울은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게 될 비방을 염두하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2:5, 8, 10).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교회가 받는 ‘정당한 비방’(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일에 대해 세상의 관점에서 여전히 비방하게 되는 것)이 있는가?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사회의 요구는 긴장 관계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예,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믿는 종과 믿지 않는 주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가? 본문은 “선교적 적응”(당시 사회의 건전한 기준을 따름으로써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가?

3장 2절의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과 10절의 ‘이단에 속한 사람을 훈계하라’는 명령(cf. 요일 4:1)은 어떻게 조화/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이단들에 대하여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 어떻게/어느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까? (cf. 롬 16:17, 고전 5:11)







빌레몬서

성경 해설


빌레몬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빌레몬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가장 짧고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까지 수신자로 포함된 공적이고 목회적인 서신이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과거의 종이나 문제 인물로만 보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요청한다(16절). 교리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기보다 복음이 권리와 신분, 손해와 책임, 용서와 화해, 목회적 권위의 사용을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2. 책명

책명은 주된 수신자인 빌레몬의 이름에서 왔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기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한 신자로 보인다(1-2, 5-7절). 압비아와 아킵보와 집의 교회가 함께 언급되므로 오네시모의 영접은 빌레몬 개인의 사적 선처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교제와 공개적 증언에 관계된 문제였다. ‘오네시모’는 ‘유익한’이라는 뜻과 연결되며, 바울은 과거에 무익했던 그가 이제 복음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름을 활용해 호소한다(11절).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바울의 친필 서약과 여러 동역자의 문안으로 끝나므로 바울 저작을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다(1, 19, 23-24절). 골로새서에도 빌레몬·아킵보·오네시모·에바브라·마가·아리스다고·데마·누가가 연결되어 두 편지가 같은 시기 골로새 지역으로 전달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골 4:7-17). 전통적으로 바울의 로마 투옥기인 주후 60–62년경으로 보며, 에베소나 가이사랴 투옥설도 있으므로 장소는 확정하기 어렵다(더글러스 J. 무, 『골로새서·빌레몬서』 서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고 교회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법적으로 속한 종이었고 빌레몬과 결별한 뒤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돈을 훔쳐 달아난 도망 노예였다는 전통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18절은 손해나 빚이 ‘있다면’이라고 조건부로 말하므로 도주·절도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J. A. 피츠마이어, 『빌레몬서』 18절). 로마 사회의 종은 처우가 다양했어도 법적으로 주인에게 종속되어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바울의 목적은 오네시모의 잘못이나 빌레몬의 손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그를 바울 자신처럼 영접하고 강요가 아닌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여 복음에 합당한 화해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3절은 바울·디모데의 인사와 공동 수신자를 밝힌다. 4–7절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일을 감사함으로 이후 요청의 토대를 놓는다. 8–12절은 명령할 권리가 있어도 사랑으로 간구하며 오네시모를 바울의 아들과 심장으로 소개한다. 13–17절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 선행을 요청하고, 오네시모를 종 이상인 사랑받는 형제와 바울 자신처럼 영접하라고 호소하는 신학적 중심이다. 18–22절은 가능한 손해를 바울의 계정에 두고 자신이 갚겠다는 약속과 빌레몬의 더 큰 순종에 대한 신뢰를, 23–25절은 공동체의 문안과 은혜의 축도를 전한다. 이 구조는 칭찬·연대·비용 부담을 통해 화해를 강요하지 않고 이끌어 내는 세심한 설득이다(프랭크 처치, ‘빌레몬서의 수사 구조와 설계’).




6. 핵심 주제와 신학

첫째 중심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형제됨이다. 회심은 오네시모의 내면만 바꾸지 않고 그를 바라보는 빌레몬의 시선과 권력 사용을 바꾸어야 한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유물이나 과거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아들·심장·사랑받는 형제·동역자의 자리로 옮긴다. 둘째 중심은 자발적인 사랑이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포기하지 않지만 명령으로 결과만 얻기보다 빌레몬이 받은 은혜와 이미 보인 사랑에 호소한다(8-14절). 복음적 권위는 사람을 조종하거나 체면으로 압박하는 힘이 아니라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돕는 섬김이다.

셋째 중심은 책임을 동반하는 화해다. 바울은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고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가 있다면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고 갚겠다고 한다(18-19절). 용서는 정의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관계 회복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다. 중재자와 공동체는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과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네시모의 떠남을 영원한 형제 관계로 바꾸었을 가능성을 말한 15절도 그의 잘못을 선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죄와 단절보다 크셔서 그것까지 화해의 계기로 바꾸실 수 있음을 고백한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빌레몬서는 아브라함의 한 가족에서 시작된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넘어 새 가족을 만드는 모습을 작은 가정교회 안에서 보여 준다. 주인과 종은 세상의 법적 지위가 달라도 한 주께 속하고 같은 은혜로 구원받아 한 식탁과 교제에 참여하는 형제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위계와 강압을 그대로 신성화하지 않고, 가장 낮게 취급되던 사람을 존귀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영접하도록 관계를 재구성한다. 이 편지는 제도 변화의 완성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지만, 종을 소유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언약 가족의 원리가 역사 속 불의한 지배 질서를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빌레몬서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은 바울의 중재 방식과 공동체의 새 관계 속에 스며 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가능한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고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하며, 빌레몬에게 그를 자기 자신처럼 영접하라고 요청한다(17-19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직접 설명하는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죄인의 빚을 담당하고 자기 의와 지위 안에서 죄인을 하나님께 영접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해를 목회적으로 반영한다(스캇 맥나이트, 『빌레몬서』 17-19절). 복음은 빚진 자를 단순히 벌에서 면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받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은혜받은 사람이 권리와 비용을 기꺼이 내어놓아 실제 화해를 이루게 한다.




9. 읽는 방법

오네시모를 도둑이나 도망 노예로 확정하거나, 빌레몬이 반드시 그를 해방했고 훗날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고 역사적 사실처럼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추정과 본문이 명시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용서하라’를 이용해 학대받은 사람을 위험한 관계로 돌려보내거나 가해자의 배상과 책임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바울 자신이 위험과 손해를 떠맡고 공동체 앞에서 오네시모의 존엄과 영접을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적용해야 한다. 목회자는 바울의 부드러운 수사를 심리적 조종 기술로 흉내 내기보다 상대의 자발성, 안전, 공동체적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특별 주제: 빌레몬서와 노예제>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서 로마 노예제의 즉각적·법적 폐지를 직접 명령하지 않으며, 16절과 21절이 오네시모의 해방을 암시할 가능성은 있어도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더글러스 J. 무; 스캇 맥나이트). 따라서 빌레몬서를 현대적 노예 해방 선언문이라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 바울의 심장, 자신처럼 영접할 사람으로 규정한 요구는 주인이 인간을 단순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강제할 수 있다는 노예제의 토대와 양립하기 어렵다(마르쿠스 바르트·헬무트 블랑케, 『빌레몬서』 16절).

고대 로마의 노예제를 근대 대서양의 인종 노예제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법적 예속과 착취 가능성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 성경 전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의 신분이 구원의 가치와 교회의 형제됨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선포한다(창 1:27; 갈 3:28; 골 3:11). 그러므로 빌레몬서는 노예제를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으로 승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복음의 원리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신 소유·강제 노동·인신매매와 인종적 노예제를 거부하고, 억압받는 사람의 자유와 존엄과 실제적 회복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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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앞에 놓인 화해의 문제(1–7절)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한다. 이는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호소하려는 편지의 어조를 준비한다(O’Brien, Colossians, Philemon, 1절 주해). 빌레몬을 동역자로, 압비아를 자매로, 아킵보를 함께 군사 된 자로 부르는 호칭들은 모든 수신자를 복음 안의 가족과 동역 관계에 둔다. 집의 교회까지 수신자로 포함된 것은 오네시모의 영접이 빌레몬 개인의 관용을 넘어 교회의 교제와 증언에 관계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4–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게 보인 믿음과 사랑을 감사한다. 이는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이후의 요청을 위한 윤리적 토대이다. 빌레몬이 이미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면(7절), 이제 오네시모를 영접함으로써 바울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야 한다(20절). 바울은 그에게 낯선 덕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사랑을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도 일관되게 실천하도록 요청한다(Moo,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4–7절 주해).




명령이 아닌 사랑의 호소(8–12절)

바울은 마땅한 일을 명령할 권리가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밝힌다(8–9절). 그의 목적은 단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순종이 외적 강제가 아닌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데 있다. 자신의 나이와 투옥 상태를 언급한 것도 권력을 과시하기보다 연약함을 통해 호소하는 방식이다(Moo, 8–9절 주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유익한 자’, ‘나의 심장’이라고 부른다(10–12절). 이 호칭들은 오네시모를 문제를 일으킨 재산이 아니라 회심한 인격이며 바울의 영적 자녀로 제시한다. 과거에 무익했던 그가 이제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한다. 바울이 ‘내 심장’을 돌려보낸다고 말함으로써,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행하는 일이 곧 바울 자신에게 행하는 일이 되도록 두 사람을 긴밀하게 연결한다(Fitzmyer, The Letter to Philemon, 10–12절 주해).




종을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13–17절)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의 결과뿐 아니라 그 동기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14절). 바울은 빌레몬을 조종하지 않고 책임 있게 선택할 주도권을 돌려준다. 15절에서는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사건이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이는 오네시모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절을 더 깊은 화해의 계기로 바꾸실 수 있다는 신앙적 해석이다(Wright, Colossians and Philemon, 15절 주해).

16절은 편지의 신학적 중심이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으로만 규정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바울은 그의 법적 해방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지만, 주인과 종을 주 안에서 형제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위계에 근본적인 긴장을 일으킨다(Fitzmyer, The Letter to Philemon, 16절 주해). 1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자신처럼 영접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므로 용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오네시모를 존중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영접이다.




손해의 담당과 화해의 완성(18–22절)

바울은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고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한다(18–19절). 이 조건문만으로 오네시모의 절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제안은 화해가 감정적인 호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비용의 담당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바울은 빌레몬 자신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상기시킨다. 빌레몬은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O’Brien, Colossians, Philemon, 18–19절 주해).

20절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는 요청은 7절의 칭찬을 되받아 편지의 논증을 완성한다. 2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며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고 말한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해방을 암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본문이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확실한 요구는 최소한의 법적 관용을 넘어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22절의 방문 계획은 빌레몬의 응답이 바울과 다시 만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만, 편지 전체의 어조를 고려하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합당한 행동을 기대한다.




공동체의 문안과 은혜의 결론(23–25절)

바울은 여러 동역자의 문안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는 축도로 편지를 마친다. 동역자들의 이름은 오네시모의 영접이 두 사람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의 교제에 관계된 사건임을 다시 확인한다. 마지막 축도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근거가 인간적인 호의나 체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임을 보여준다.







공동서신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공동서신은 히브리서·야고보서·베드로전후서·요한일이삼서·유다서를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바울서신처럼 한 사도의 이름 아래 배열되기보다 여러 저자가 다양한 지역과 상황의 교회 및 개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 한다. 모든 편지가 보편 교회 전체에 직접 보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묶음은 사도적 복음이 고난·거짓 가르침·공동체 갈등·도덕적 타협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인내와 사랑의 삶을 형성하는지 풍성하게 보여 준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이 책들은 설교문에 가까운 히브리서, 지혜 권면을 엮은 야고보서, 흩어진 교회에 보낸 베드로서신,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요한서신, 강렬한 논박과 송영의 유다서처럼 형식과 독자가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상황이나 문체로 평준화하지 말고 각 책의 저자·수신자·논증을 먼저 살펴야 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이 밝히지 않으므로 바울·바나바·아볼로 등 특정 인물을 확정하지 않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유다에 관한 초기 증언과 책의 자기표시를 존중한다. 문체 차이만으로 사도적 저작을 배제하거나 후대 익명 공동체의 산물로 돌리지 않는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공동서신 각 권 서론).




3. 전체 흐름

히브리서는 아들이 천사와 모세보다 높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단번의 제사를 드려 새 언약을 완성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한다. 야고보서는 시험과 지혜, 말과 편애, 부와 가난, 기도를 통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르친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성도의 산 소망과 거룩, 선한 행실과 고난 중 증언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거짓 교사와 재림 조롱에 맞서 사도적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한다. 요한서신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순종과 형제 사랑, 구원의 확신, 거짓 교사에 대한 분별과 복음 사역자를 위한 환대를 연결한다.




4. 핵심 신학

공동서신은 참된 믿음이 고백과 삶, 진리와 사랑, 은혜와 인내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그리스도의 충분한 제사를 떠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칭의의 공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믿음의 필수 열매이며, 바울이 배격한 율법의 공로와 다른 문제를 다룬다. 베드로서신은 하나님의 보존과 성도의 깨어 있음,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함께 둔다. 요한서신은 교리적 성육신 고백, 의로운 삶, 형제 사랑을 구원의 근거가 아닌 거듭난 생명의 표지로 제시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자 죄인을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드린 대제사장,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하늘 성소의 길을 여신 중보자다. 그는 고난받는 성도의 본과 목자이며, 죄 없이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부활로 산 소망을 주신다(히 1:1-3; 9:11-14; 벧전 1:3; 2:21-25; 3:18).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대언자가 되셨으며,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요일 1:1-2, 7; 2:1-2; 벧후 3:13). 복음은 성도를 고난에서 즉시 면제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사랑과 확신과 끝까지 견디는 소망을 낳는다.




6. 읽는 방법

경고 본문을 참된 성도가 사소한 실패로 구원을 반복해서 잃는다는 공포로 읽거나, 반대로 선택 교리를 이유로 무의미한 가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과 경고,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 야고보와 바울을 서로 반대되는 두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과 ‘행함’과 ‘의롭다 함’이 각 논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핀다. 국가와 주인과 가정에 대한 복종을 학대와 불의의 침묵을 강요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며,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명령도 사소한 견해 차이를 가진 사람에 대한 혐오와 단절로 확대하지 않는다. 진리를 지키는 분별과 흔들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함께 유지한다.




7.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공동서신 관련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 및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및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신약의 공동서신 서론을 참고하였다.







히브리서

성경 해설


히브리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히브리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놓이지만 저자 자신은 이를 ‘권면의 말’이라 부른다(13:22). 정교한 설교처럼 구약을 해설하고 청중에게 직접 호소하다가 마지막에는 편지 형식의 문안으로 끝난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 계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영원한 대제사장직, 새 언약과 단번의 희생을 선포하며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나려는 교회가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권면한다.




2. 책명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은 후대의 고대 표제이며 본문이 직접 붙인 이름은 아니다. 수신자들이 구약 제사·성막·광야 세대와 칠십인역 성경을 깊이 알고 있어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이방 신자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족 구성을 확정할 수 없다. 제목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실제 교회이며 옛 언약의 그림자로 돌아가기보다 그리스도 안의 실체를 붙들어야 했다는 점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바울·바나바·누가·아볼로·브리스길라 등 많은 후보가 제안되었지만 확정할 수 없다. 그는 복음을 주께 직접 들은 사도라기보다 들은 자들에게 확증받은 세대에 속했고, 디모데를 알며 뛰어난 헬라어와 구약 지식을 가진 목회자였다(2:3; 13:23).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오리게네스의 판단처럼 익명성을 존중해야 한다. 성전 제사가 현재형으로 묘사되고 디모데가 생존한 점에서 주후 60년대가 가능하지만, 현재형은 문학적 설명일 수 있어 주후 70년 이전을 확정할 수는 없다. 대체로 주후 60–90년 범위에서 본다(토머스 R. 슈라이너, 『히브리서』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들은 처음 믿은 뒤 공개적 모욕과 고난, 재산 몰수를 겪고도 갇힌 자들을 돌보았지만 아직 피 흘리는 순교에는 이르지 않았다(10:32-34; 12:4). 시간이 지나며 모임을 폐하고 영적으로 둔해지며 사회적으로 안전한 옛 자리로 물러날 위험이 커졌다(5:11-14; 10:25). ‘이달리야에서 온 자들’이라는 문안은 로마와의 관계를 시사하지만 발신지인지 수신지인지 논쟁된다(13:24). 목적은 새롭고 쉬운 종교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리면 더 나은 다른 제사와 중보자가 없음을 경고하고 약속과 공동체적 격려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토머스 R. 슈라이너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4은 아들을 통한 최종 계시의 서문이다. 1:5–2:18은 천사보다 높으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아들, 3:1–4:13은 모세보다 크신 아들과 하나님의 안식 및 광야 세대의 경고, 4:14–10:18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새 언약·하늘 성소·단번의 희생을 전개한다. 10:19–12:29은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인내할 것을 권하며 믿음의 증인들과 예수님, 아버지의 훈련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제시한다. 13:1-25은 형제 사랑·환대·결혼·돈·지도자·찬양과 나눔을 가르치고 문안으로 끝난다. 교리 해설과 경고·격려가 교차하며 ‘그러므로’가 진리를 삶으로 연결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에는 만물의 상속자이며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1:1-3). 예수님은 천사·모세·여호수아·아론보다 크시지만 참 인간이 되어 고난과 죽음을 맛보고 시험받는 형제들을 도우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하여 성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한다(7:23-28; 9:11-14; 10:10-14).

옛 언약의 성막·제사·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림자였지만 죄를 최종 제거하지 못했고 반복 자체가 더 나은 실체의 필요를 증언했다.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8:6-13; 10:15-22).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본향을 기다리는 인내다. 교회는 이미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 예루살렘에 나아왔지만 아직 완성될 도성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다린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히브리서는 시편·예레미야·창세기·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그리스도 중심의 약속과 성취로 읽는다. 광야 세대의 실패는 새 언약 공동체를 경고하고,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안식은 창조 때부터 남아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땅의 약속을 받았으나 더 나은 하늘 본향을 기다렸고, 다윗에게 주신 멜기세덱 제사장 왕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 교회는 시내산의 공포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와 뿌린 피가 있는 시온산에 나아왔으며, 장차 올 도성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으로 산다(4:1-11; 7장; 11:8-16; 12:18-28; 13:14).




8. 그리스도와 복음

히브리서의 복음은 보좌에 오르신 아들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여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는 소식이다(2:14-18). 죄 없으신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의 피는 죄책만 덮지 않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찢긴 육체라는 새롭고 산 길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4:14-16; 9:14; 10:19-22). 그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며 지금도 중보하고 다시 나타나 기다리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9. 읽는 방법

히브리서를 유대교나 구약을 열등하고 악한 종교로 비하하는 책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옛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만 그 자체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에 이르렀다. 예표론은 성막의 모든 재료에 임의의 의미를 붙이는 알레고리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밝히는 제사장·희생·언약·성소·안식의 정경적 연결을 따른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말씀도 출석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배교 위험 속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적 돌봄의 문맥에서 적용해야 한다.

<특별 주제: 경고 본문과 성도의 견인>

2:1-4, 3:7–4:13, 5:11–6:12, 10:26-39, 12:14-29의 경고는 가상의 위험이나 겁주기용 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버리는 배교의 실제 위험을 선포한다. 동시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중보를 견고한 소망의 닻으로 제시한다(6:9-20; 10:14, 39). 개혁주의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는 끝까지 보존되지만, 하나님은 이 실제 경고와 공동체의 권면을 그들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기 확신도, 일시적 의심을 곧 돌이킬 수 없는 배교로 단정하는 절망도 피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슈라이너, 『히브리서』).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히브리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토머스 R. 슈라이너, 『히브리서』; 조지 H. 거스리, 『히브리서』; 피터 T. 오브라이언, 『히브리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히브리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히브리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1:1–2:18)

히브리서의 첫 번째 큰 갈래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하나 되신 구원자라는 고백으로 나아간다. 이 단락은 단순한 기독론 소개가 아니라 뒤이어 나올 모든 권면의 토대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거절하는 일이 된다.


A.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궁극적인 말씀을 하셨다(1:1–4)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은 단순히 시간의 끝부분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러 시대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들 안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독자들을 “새로운 종교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 앞에 세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인격, 사역, 말씀을 모두 포함한다. 다윗 계열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전통이 배경에 있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들은 단순히 왕적 직분을 맡은 인간 메시아를 넘어선다.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존재론적 탁월성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신 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은 사역의 완성과 왕적 통치를 동시에 나타낸다. 필립스가 강조하듯이, 아들의 이름과 지위는 단순히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왕적 존귀와 관련된다.

1:2–4의 흐름은 교차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히브리서의 관심이 단순히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일반적 선언에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며, 창조와 보존의 주님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대제사장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모든 경고와 권면은 바로 이 아들의 영광 위에 세워진다.




B. 아들의 초월적인 신성(1:5–14)

1:5–14는 구약 인용들을 통하여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논증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1:2–4에서 아들의 탁월성을 선포했고, 이제 성경 자체가 그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들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이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5절은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의 왕적 언약을 사용하여 아들의 독특한 지위를 밝힌다.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윗 왕조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시며, 그 왕권은 단순한 지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행사되는 하늘의 통치다.

6절의 ‘맏아들’은 시간상 먼저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상속권과 우월성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해야 한다. 기존 해설에서 지적했듯이, 여기서 ‘세상’은 장차 올 세상과 연결될 수 있으며, 아들의 승귀와 통치를 강조한다. 천사들은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존재이지만, 아들은 그 섬김의 대상이시다.

8절은 특히 중요하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의 왕적 언어를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그를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는 신약 다른 곳에서 구약의 여호와 본문이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의와 공평으로 특징지어진다. 10–12절에서는 아들이 창조주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으로 제시된다. 그리스-로마 세계가 우주의 불멸성을 말하던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오히려 피조 세계는 낡아지지만 아들은 영원하시다고 선포한다.

결론적으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반면 아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율법보다 더 크신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C. 첫 번째 경고: 아들에 의해 전달된 말씀을 무시하는 위험성(2:1–4)

2:1–4는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 단락이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경고가 앞의 기독론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면,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권한다. 기존 해설에서 잘 정리했듯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배가 닻을 내리지 않아 항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위험은 언제나 노골적인 반역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묶어 두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항구에서 멀어질 수 있다.

2–3절의 논리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나아간다.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도 불순종했을 때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아들을 통하여 선포된 큰 구원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큰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아들이 성취하시고 사도적 증언과 하나님의 표적과 성령의 역사로 확증된 구원의 전체 현실을 가리킨다.

이 경고는 참된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실제적 수단이다. 개혁주의적으로 말하면, 경고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지 않는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최종적으로 흘러 떠내려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깨우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드신다. 따라서 경고를 약화해서도 안 되고, 경고를 성도의 보존 교리와 충돌시키듯 읽어서도 안 된다. 거스리는 히브리서의 경고들이 차가운 교리 논쟁이 아니라 실제 공동체 안에서 “표류”하는 이들을 향한 목회적 호소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복음을 들은 공동체가 실제 책임을 지고 아들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거스리, NIV 적용주석; 필립스, REC; 슈라이너, BTCP).




D. 아들의 수난과 영광(2:5–9)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천사와 아들의 관계를 다루지만, 이번에는 천사보다 낮아진 인간의 자리와 참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설명한다.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시 천사보다 낮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자’는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참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다.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에게 만물의 통치를 맡기셨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아직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정해진 부르심을 성취하신 대표자다. 슈라이너가 말하듯이, 창조 때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참인간이며,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죽음의 길을 지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9절은 이 단락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문맥상 그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많은 아들들, 곧 그에게 속한 백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복된 통치권은 고난 없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13:13의 권면처럼,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




E. 인간과 아들의 유대(2:10–18)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창시자’라는 말은 길을 여는 선구자, 대표자, 인도자의 의미를 가진다. 12:2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불리는 것과 연결된다. 그는 자기 백성이 걸어갈 길을 먼저 걸으셨고, 그 길을 실제로 열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그분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히브리서에서 ‘온전함’은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한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는 영광으로 가는 길을 추상적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자기 몸으로 통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성도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아들이 자기 백성과 깊이 연대하셨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것은 그가 실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히브리서는 성육신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방하셨다.

이 사역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다. 그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은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기독론으로 넘어가는 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도우실 능력이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II. 아들의 대제사장적 성격(3:1–5:10)

두 번째 큰 갈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신실한 아들,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제시한다. 이 단락에서 히브리서는 모세와 광야 세대를 배경으로 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위험을 경고한다.


A.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대제사장(3:1–6)

저자는 독자들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2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형제라 부르신 내용과 이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하여 나아가시는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 모세는 장차 말해질 것들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그 증언이 가리키던 완성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아들은 그 집 안에서 섬긴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이 비교는 단순한 기독론 논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과 인내를 함께 말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속에서 드러난다.




B. 두 번째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위험(3:7–19)

히브리서의 두 번째 경고는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자는 이 말씀을 과거 광야 세대의 실패로만 보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 주시는 현재적 음성으로 듣는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죄는 사람을 속이고, 그 속임수는 마음을 굳게 만든다. 그래서 개인적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한다. 공동체의 권면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배도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

3:14은 3:6과 같은 논리를 반복한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임이 드러난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 18절은 불순종을 말하고, 19절은 믿지 않음을 말한다. 광야 세대의 불순종은 곧 불신앙의 표현이었다.




C.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일 기념으로서의 안식(4:1–14)

4장은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건한 두려움이다.

복음은 광야 세대에게도 들렸고 지금 우리에게도 들렸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단순히 말씀을 접했다는 사실이 사람을 안식으로 이끌지 않는다. 오직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의 안식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격을 가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의 약속을 맛보지만, 최종적인 안식은 여전히 앞에 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자기 일을 쉬셨고, 그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성의 기쁨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준 안식은 최종적 안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편은 훗날에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한다. 약속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유대인의 토요일 안식일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안식을 가리킨다. 성도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 힘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노력이 아니라,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인내다.

4:12–13은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내면을 위로하고 조명한다는 일반적 적용보다 더 날카로운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러므로 안식의 약속을 가볍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 판단의 말씀은 성도를 안식으로 몰아가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다. 말씀은 우리의 자기기만을 폭로하여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Lane, WBC; Phillips, REC).




D.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제사장(4:15–5:10)

4:14–16은 앞선 권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논증의 본격적인 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사람은 동정심이 있어도 도울 능력이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동정심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동시에 우리를 실제로 도우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 담대함은 가벼운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대제사장적 중보에 근거한 확신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들 안에서 열어 주셨다.

5:1–10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신 이유를 설명한다. 옛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맡고,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는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백성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대제사장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다. 그래서 저자는 시편 2편과 110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신 대제사장임을 보인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다. 이 주제는 7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 말은 그분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실제 인간으로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순종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셨다. 그 결과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는 믿음과 순종을 깊이 연결한다. 참된 믿음은 아들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다.






III. 아들의 대제사장적 직무(5:11–10:39)

세 번째 큰 갈래는 히브리서의 중심부다.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를 멜기세덱, 성소, 언약, 피, 단번의 제사라는 주제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미성숙을 책망하고,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준다.


A. 세 번째 경고: 영적인 미성숙의 위험(5:11–6:12)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할 것이 많지만, 독자들이 듣는 데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상태였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여기서 문제는 지적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이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고 훈련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성숙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반복적인 말씀의 훈련과 순종을 통하여 분별력이 자란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씻음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같은 기초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기초를 다시 놓는 데만 머물지 말고, 그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 사역을 더 깊이 붙들라는 뜻이다.

6:4–8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 가운데 하나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구절을 두고 참된 성도가 배교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지만, 이 해설은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다. 히브리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참으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이 본문은 중생한 성도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빛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도 그리스도를 끝내 거절하는 자의 무서운 상태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읽는다. 거스리는 이 본문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논쟁적인 경고 중 하나로 보면서도, 먼저 목회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는 길의 종말을 실제적으로 경고한다(거스리, NIV 적용주석; 필립스, REC; 슈라이너, BTCP).

이 경고는 참된 성도가 실제로 잃어버릴 구원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자는, 한때 참 성도였다가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끝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땅이 비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는 것처럼, 복음의 은혜를 외적으로 경험하고도 열매 없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다른 회개의 길이 없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용서가 가능한 유일한 제사를 등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회개하려는 연약한 성도를 쫓아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배도의 길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Lane, WBC; Guthrie, NIV 적용주석; Phillips, REC; Schreiner, BTCP).

그러나 저자는 독자들에게 더 나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성도를 섬긴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경고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그들이 끝까지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한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B. 확신과 인내의 근거(6:13–20)

저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설명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약속과 맹세라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성도에게 강한 위로가 된다.

이 확신은 추상적 낙관이 아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 피난처로 달려간 사람들이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간다. 2:1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면, 6:19에서는 소망이 닻으로 제시된다. 성도는 자기 의지로 바다 위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신 선구자이시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자기 믿음의 강도에 달려 있지 않고, 휘장 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사역에 달려 있다.




C. 왕권적인 제사장, 멜기세덱(7:1–10)

히브리서 저자는 5:6, 10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심을 말한 뒤,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설명한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분의 일을 주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 설명되고, 살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와 연결된다. 그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족보, 시작과 끝이 언급되지 않는 인물로 나타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침묵을 사용하여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방식으로 제사장직을 가진 자임을 설명한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영원한 존재였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제시 방식 안에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직의 모형으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단정하기보다, 창세기 본문이 제시하는 문학적·정경적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Lane, WBC; Schreiner, BTCP).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보여 준다.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축복한다.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셈이다. 히브리서의 논리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보다 오래되고 뛰어난 질서에 속한다.




D.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7:11–28)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다른 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질 필요가 있었겠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직의 변화가 율법의 변화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장직은 혈통과 육체의 계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한다.

시편 110편의 맹세는 결정적이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은 이전 제사장들과 다르다. 이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계속 직분을 이어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직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중보는 십자가 제사가 부족해서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단번에 이루신 제사의 효력이 살아 계신 대제사장의 중보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확실히 적용됨을 뜻한다. 필립스는 이 점을 개혁주의적 확신과 연결하여, 성도의 보존이 성도의 의지력보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에 근거한다고 강조한다(Phillips, REC).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일을 이루셨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운다.




E. 성소와 언약(8:1–13)

8장의 요점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다. 앉으셨다는 표현은 그의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 주고, 섬기신다는 표현은 그가 살아 계신 대제사장으로 계속 자기 백성을 대표하심을 보여 준다.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땅의 성소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모형이 가리키던 하늘의 실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어진다. 문제는 하나님 약속의 결함이 아니라 백성의 불순종이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법을 백성의 생각과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말한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적 변화와 죄 사함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외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백성의 마음에 새겨진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새 언약이 주어졌다면 첫 언약은 낡아진 것이다.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간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교적 제도와 옛 성소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다면, 저자는 그 길이 이미 낡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슈라이너는 새 언약을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보며, 죄 사함과 마음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안에서 성취된다고 정리한다(Schreiner, BTCP).




F. 새로운 제의 행위의 필요성(9:1–10)

9장은 옛 언약의 성소와 제의 행위를 설명한다. 첫 장막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곳에는 금 향단과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관심은 성막 기구의 세부 설명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는 항상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지만,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이로써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이셨다.

옛 제의는 현재 때까지의 비유다. 예물과 제사는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씻음과 육체의 예법으로서, 개혁의 때까지 맡겨진 외적 규례였다. 그러므로 새 제의 행위가 필요하다. 사람의 양심을 실제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제사가 필요하다. 히브리서에서 ‘양심’의 정결은 단지 죄책감이 줄어드는 심리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의 객관적 정결과 관련된다(Lane, WBC; Guthrie, NIV 적용주석).




G.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결정적인 정결(9:11–28)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을 통하여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옛 언약의 피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적 효력을 가졌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는가? 히브리서에서 정결은 단순히 죄책감의 심리적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객관적 정결이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언약은 죽음과 피를 필요로 한다. 모세도 첫 언약을 세울 때 피를 뿌렸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피의 논증은 단순히 제의적 상징을 넘어 대속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넘기신 결과가 아니라, 중보자의 죽음을 통해 주어진다(Phillips, REC; Schreiner, BTCP).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는 자주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다.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H.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몸의 희생의 궁극적 성격(10:1–18)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만일 그 제사가 실제로 죄를 제거했다면 다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제사는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한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시편 40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신다. 이 순종 안에서 옛 제의 질서는 물러나고 새 제사가 세워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옛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했지만, 그 제사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앉으셨다는 사실은 제사의 완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약속도 이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자기 법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 사함이 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대제사장 논증의 핵심 결론이다. 이 본문은 성도의 확신에서 결정적이다. 구원의 근거는 반복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반복될 수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는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다(Lane, WBC; Phillips, REC).




I. 네 번째 경고: 그리스도에 대한 불충성의 위험(10:19–39)

10:19–25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성도에게 주는 실제적 결론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휘장을 지나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성소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이다.

또한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면해야 한다. 공동체 모임은 단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늘 총회의 전조이며, 성도가 배도의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드는 은혜의 자리다.

26–31절은 다시 엄중한 경고로 나아간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연약함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배도의 죄다. 개혁주의적으로 이 본문은 참 성도의 구원 상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를 버리는 자에게는 다른 속죄 제사가 없다는 절대적 사실을 선포한다. 그런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다림뿐이다. 거스리는 이 단락에서 저자가 경고, 과거 인내의 회상, 약속된 보상을 함께 사용해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에 머물도록 권한다고 정리한다. 따라서 10:26–31은 10:19–25의 공동체적 권면과 떼어 읽으면 안 된다(거스리, NIV 적용주석; 필립스, REC; 슈라이너, BTCP).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민감하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중생한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가 실패했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피의 외적 표지와 고백 아래 있었던 자가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배도를 저지른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개혁주의적 노선에 맞다. 슈라이너는 이 죄를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주신 계시와 은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Schreiner, BTCP; Phillips, REC).

32–39절은 독자들의 과거 인내를 기억하게 한다. 그들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했으며,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사야와 하박국의 말씀을 사용하여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경고와 위로가 함께 작동한다. 경고는 성도를 깨우고, 약속은 성도를 붙든다.






IV. 인내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 충성(11:1–12:13)

네 번째 큰 갈래는 믿음과 인내를 설명한다. 10:39에서 “믿음”이 언급되었고, 10:36에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성격과 모범을 보여 주고 12:1–13에서 인내의 경주와 하나님의 훈련을 권면한다.


A. 믿음의 인내의 승리(11:1–40)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슈라이너는 11:1을 “믿음”의 추상적 사전 정의라기보다 10:39에 이어지는 문맥적 설명으로 본다. 곧 믿음은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확신이다(Schreiner, BTCP).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창조 신앙은 믿음의 기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는 아벨의 믿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보여 준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세상을 정죄하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다. 사라도 자신의 불임과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이를 신실하신 분으로 여겨 잉태할 힘을 얻었다. 죽은 것과 같은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이 났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그들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점은 유대교적 옛 자리로 돌아가려는 독자들에게 강한 도전이 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 이삭은 장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으며,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말하고 자기 뼈를 부탁했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된다는 것을 붙든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도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는 죄악의 일시적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가 바라본 것은 상이었다. 믿음은 현재의 안전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본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림이 행해졌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32–40절은 믿음의 목록을 절정으로 이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언급된다. 이들 중 믿음이 완전했던 사람은 없다. 칼빈의 말처럼,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믿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어떤 이들은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로 맞음과 죽임을 당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서로 분리된 두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메시아 이전의 그림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더 좋은 언약의 특권을 붙들어야 한다.




B. 필연적인 인내의 모습(12:1–13)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한다. 증인들은 관중석에서 우리를 구경하는 자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의 효력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은 믿음의 경주가 헛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고난을 견디는 성도는 자기 인내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지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서 “앞에 있는 기쁨”은 해석상 논의가 있지만, 적어도 본문의 핵심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현재의 수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셨고, 성도도 같은 방식으로 인내해야 한다(Lane, WBC; Schreiner, BTCP).

저자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래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 고난을 겪었지만, 순교의 극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내는 그들의 기준이자 위로가 된다.

5–13절은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해석한다. 저자는 잠언 3장의 권면을 인용하며,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훈련하신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다루심을 받는 자리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징계’를 모든 고난의 직접적 죄값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의 초점은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훈련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다(Guthrie, NIV 적용주석; Schreiner, BTCP).

고대 세계에서 훈육은 합법적인 자녀에게 주어졌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이지 참 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뜻대로 훈육했지만 우리가 공경했다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훈련하신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평강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한다. 경주의 이미지는 다시 공동체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성도들은 함께 달리는 사람들의 약함을 돌아보며, 모두가 끝까지 경주하도록 서로를 세워야 한다.






V.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향(12:14–13:25)

다섯 번째 큰 갈래는 결론적인 목회 권면이다. 저자는 마지막 경고 단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거부하는 위험을 밝힌 뒤, 신앙 공동체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은혜 안에서 감사와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A. 마지막 경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의 위험성(12:14–29)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화평과 거룩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다. 성도는 거룩을 핑계로 화평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화평을 핑계로 거룩을 버려서도 안 된다. 믿음의 경주는 개인전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공동체적 경주다. 슈라이너는 거룩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를 보게 되는 종말론적 생명과 연결된 필수 표지로 본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백성에게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뜻이다(Schreiner, BTCP).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명기 29장의 배경을 생각하면, 쓴 뿌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배도를 퍼뜨리는 위험을 가리킨다. 한 사람의 완고함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의 예로 제시된다.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나중에 축복을 상속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기업을 눈앞의 안전과 바꾸는 에서의 길과 같다. 여기서 에서의 눈물은 참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후회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저자의 관심은 회개하려는 자를 막는 데 있지 않고, 은혜를 멸시하는 선택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경고하는 데 있다(Phillips, REC; Schreiner, BTCP).

18–24절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한다. 독자들은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시내산의 계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모세조차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 율법의 거룩함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래에만 갈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도가 참여하게 된 예배의 현실이다. 완료형 표현은 성도가 이미 새 언약의 예배 현실에 들어왔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좋은 산에 이른 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Lane, WBC; Schreiner, BTCP).

아벨의 피는 가인의 죄를 고발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말한다. 그 피는 새 언약 백성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25–29절은 마지막 경고다. 말씀하시는 이를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자들도 피하지 못했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를 배척하는 자들은 더더욱 피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연결된다. 1장에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2장에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으며, 12장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이를 거역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마지막 경고도 성도의 견인을 흔드는 본문이 아니라, 성도를 말씀 앞에 계속 세워 두시는 하나님의 보존 방식이다. 슈라이너는 이 마지막 경고가 2:1–4와 수미상관을 이루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계시를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Schreiner, BTCP; Phillips, REC).

하나님은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흔들릴 것들, 곧 피조 질서에 속한 임시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게 됨을 뜻한다. 옛 제도와 세상의 안전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은혜는 가벼운 태도를 낳지 않는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는 함께 간다.




B.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삶(13:1–25)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은 신앙 공동체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한다. 이 권면들은 앞선 교리와 분리된 실천 목록이 아니다. 예수님의 단번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백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1. 목회적 교훈들(13:1–6)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 히브리서는 이미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마지막 장에서도 첫 권면은 형제 사랑이다. 믿음의 인내는 개인의 영웅적 결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은 서로를 붙들며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나그네 대접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 말은 창세기 18–19장의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박해와 이동이 잦았던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복음 안의 연대였다.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권면은 히브리서 독자들의 과거 경험과 연결된다. 그들은 이전에도 갇힌 자들을 동정했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다(10:34). 이제 저자는 그 사랑을 계속하라고 한다. 고난받는 성도를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외면하는 일이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공동체의 거룩은 박해 앞에서의 인내만이 아니라, 몸과 관계의 거룩에서도 드러난다. 12:14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한 권면이 여기서 실제 생활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 소유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다(Phillips, REC; Schreiner, BTCP).

2. 공통적인 지시(13:7–19)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지도자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삶을 분별하여 본받는 것이다. 그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되어야지 음식 규례로 굳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음식 규례에 매이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 이 권면은 옛 제의 질서나 유대교적 규례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연결된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성도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옛 제도에 대한 회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그러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속죄제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히브리서 전체의 목회적 요청을 압축한다. 독자들은 안전해 보이는 옛 진영 안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 사회적 수치와 배척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도성을 찾는다. 이 땅의 안정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이 성도의 최종 소망이다(Lane, WBC; Phillips, REC).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또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 선행과 나눔이라는 응답의 제사는 계속 드린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면도 이어진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지도자의 권위는 지배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과 영혼 돌봄의 책임에서 나온다. 성도들이 지도자의 신실한 돌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야 공동체에 유익하다. 동시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계할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자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신하며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또한 속히 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히브리서의 높은 기독론과 엄중한 경고는 마지막에 실제 목회적 관계와 기도 요청으로 내려온다.

3. 마감하는 찬미(13:20–21)

마지막 축복은 히브리서 전체 신학을 아름답게 요약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주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 목자 되심이 부활의 빛 안에서 선포된다.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 표현은 8–10장에서 말한 새 언약과 단번 제사의 결론을 다시 불러온다. 성도의 구원과 보존은 영원한 언약의 피에 근거한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권면을 은혜의 틀 안에 둔다. 성도는 힘써 인내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무궁토록 돌려진다.

4. 개인적인 쪽지(13:22–25)

저자는 자신의 말을 “권면의 말”로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 히브리서는 논문처럼 보일 만큼 치밀한 신학을 담고 있지만, 저자 자신은 이것을 권면의 말로 이해한다. 즉 이 책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설교적·목회적 호소다. 그는 간략하게 썼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경고와 확신, 믿음과 인내, 새 언약과 예배의 신학이 촘촘히 담겨 있다.

디모데가 놓였다는 소식도 언급된다. 저자는 디모데가 속히 오면 함께 독자들을 보러 가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문안한다고 전한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축도로 히브리서는 끝난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어는 은혜다. 이 책은 엄중한 경고로 가득하지만, 그 경고의 목적은 성도를 은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아들은 자기 피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으며, 성도는 그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야고보서

성경 해설


야고보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야고보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첫 책으로, 흩어진 언약 공동체가 시험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살아 내도록 권면하는 지혜적·목회적 서신이다. 짧은 격언과 생생한 비유, 예언자적 책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합하여 말·돈·분노·편애·기도와 공동체 갈등을 다룬다. 단순한 도덕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새 생명이 듣고 행하는 순종과 긍휼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복음적 권면이다(1:18, 21-25).




2. 책명

책명은 발신자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게서 왔다(1:1). 헬라어 이름은 야곱과 같은 이름이며, 신약에는 여러 야고보가 등장한다. 초기 교회의 전승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권위, 유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가장 타당하다(행 15:13; 갈 1:19; 2:9). 그는 혈연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여 부활하신 형제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정체성을 앞세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주후 62년경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요 7:5; 고전 15:7;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20.200). 세련된 헬라어 때문에 저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이중 언어 환경의 지도자가 서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뛰어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익명 위작자가 권위를 높이려 했다면 ‘주의 형제’라는 칭호를 생략하기 어렵다. 기록 연대는 주후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까지 제안되며, 예루살렘 회의 논쟁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이른 연대를 지지하는 견해가 많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중심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1:1). 그들은 박해와 가난, 부자의 압제, 공동체 안 편애와 경쟁, 말의 상처와 세속적 욕망을 겪었다. 야고보는 시험을 하나님이 악으로 유혹하시는 일과 구분하고, 고난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라고 한다. 목적은 말뿐인 신앙과 세상적 지혜를 폭로하고, 가난한 자를 존중하며 혀를 절제하고 화평을 심고 기도하며 주의 오심까지 견디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1-18은 시험·지혜·가난과 부·욕심 및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1:19-27은 말씀을 듣고 행하며 혀와 삶을 다스리는 참 경건을 다룬다. 2:1-13은 부자를 편애하지 말고 자유의 율법과 긍휼을 따라 판단하라고 하며, 2:14-26은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을 책망한다. 3:1-18은 교사의 책임과 혀의 위험,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대조한다. 4:1–5:6은 욕망에서 생기는 다툼, 세상과 벗 됨, 비방, 자만하는 사업 계획과 부자의 착취를 책망한다. 5:7-20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 맹세, 고난과 병중의 기도, 죄 고백과 미혹된 자의 회복으로 끝난다. 주제들이 반복되어 서로를 비추는 지혜 설교의 흐름으로 읽는 것이 좋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야고보서의 핵심은 ‘온전함’, 곧 나뉘지 않은 전인적 신앙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화평·관용·긍휼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1:4-8; 3:13-18; 4:4-8).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고 변함없이 좋은 선물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그러므로 순종은 새 생명을 얻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심어진 말씀을 온유히 받아 삶에서 열매 맺는 일이다.

부와 가난, 말과 관계도 신학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왕의 법인 이웃 사랑을 어긴다(2:5-9). 부 자체보다 가난한 품꾼의 삯을 가로채고 사치와 자기 확신으로 사는 불의가 심판받는다(5:1-6).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교사의 말과 공동체의 언어는 더 엄격한 심판 아래 있다(3:1-12).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열두 지파’와 ‘회당’, 아브라함·라합·욥·엘리야의 예는 야고보가 교회를 이스라엘의 성경과 단절시키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나라의 상속자로 삼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왕의 법으로 새 백성을 다스리신다(1:25; 2:5, 8).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에서 온전해졌고 라합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한 환대에서 드러났다. 교회는 선지자와 욥처럼 약속을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의 강림까지 인내한다. 구속사는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여 긍휼과 충성으로 사는 백성을 낳는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 부르고 그의 나라와 재림과 심판을 모든 권면의 중심에 둔다(2:1; 5:7-9).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닮은 가르침은 가난한 자의 복, 완전함, 분노와 말, 맹세, 구하고 받음, 나무와 열매, 듣고 행함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지 지혜 교사만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주 안에서 죄인을 나라의 상속자로 삼고, 자비가 심판을 이기게 하며,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인을 죽음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복음은 행함 없는 고백을 살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살아 있는 믿음을 준다.




9. 읽는 방법

야고보서를 ‘행위 구원’의 책으로 오해하거나 바울보다 낮은 신학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행함을 단지 구원받은 뒤 선택 가능한 장식으로 약화해서도 안 된다. 시험 중 기쁨은 고통 자체를 즐기거나 슬픔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권면이다. 병자를 위한 기름과 믿음의 기도도 모든 병이 개인 죄 때문이거나 충분히 믿으면 반드시 즉시 치유된다는 공식이 아니다. 교회는 치료와 돌봄을 함께 사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기도하고, 죄 고백을 지도자의 통제나 공개적 수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 주제: 야고보와 바울—믿음과 행함과 칭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지위를 얻으려는 주장을 반박하며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롬 3:28; 4:1-5). 야고보는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귀신도 가진 지적 동의와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죽은 ‘믿음’을 반박한다(약 2:14-19). 바울은 칭의의 근거와 수단을, 야고보는 믿음 주장의 진실성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을 주로 다룬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창세기 22장의 순종으로 그 믿음이 참되고 온전함을 드러냈다(장 칼뱅, 『기독교강요』 3.17.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2; 더글러스 J. 무, 『야고보서』 2:14-26).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요약처럼 우리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행함은 칭의의 공로나 그리스도의 의에 더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 있는 믿음의 필연적 열매와 공개적 증거다. 행함 없는 믿음은 약한 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거짓 주장이라는 야고보의 책망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대신 의지해서도 안 되며, 참된 순종 자체도 은혜로 주신 새 생명과 말씀에서 나온다(엡 2:8-10; 약 1:18, 21).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야고보서 서론 및 본문 해설; 더글러스 J. 무, 『야고보서』; 크레이그 L. 블롬버그·마리암 J. 카멜, 『야고보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야고보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야고보서 서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을 참고하였다.






I. 인사말(1:1)

야고보서는 편지 형식을 가진 권면의 글이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 자신을 사도나 예수님의 형제라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신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 이해된다.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다. 이 표현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떠올리게 하지만, 야고보서 안에서는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장되어 읽을 수 있다. 데이비스는 야고보서가 유대적 지혜 전통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권면을 깊이 결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편지는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글이다(Davids, NIGTC; Moo, PNTC).




II. 영적 온전함을 향한 추구: 시험이 주는 기회(1:2–18)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간다. 시험은 성도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인내를 만들어 내며 성도를 온전하게 빚는 자리다. 그러나 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님이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는 시련과,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유혹은 구별해야 한다.


A. 시험과 인내(1:2–4)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한다. 이것은 고난 자체를 감정적으로 즐기라는 뜻이 아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이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내고,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여기서 “온전함”은 야고보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다. 성도는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은 뒤 아무 변화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빚으셔서 말과 행동, 믿음과 삶이 나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 무는 야고보서의 중요한 흐름을 “영적 온전함”의 추구로 설명한다. 시험은 바로 그 온전함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Moo, PNTC).




B. 지혜를 구하라(1:5–8)

온전함을 향해 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똑똑함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지혜다.

그러나 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은 단순히 심리적 불확실성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뉜 상태를 말한다.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자기 욕심을 붙드는 사람은 바다 물결처럼 흔들린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성숙을 목표로 부지런히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데이비스는 야고보서의 지혜가 단지 개인적 통찰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의의 열매를 낳는 실제적 삶의 방식이라고 본다(Davids, NIGTC).




C.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역전(1:9–11)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 역전을 보여 준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낮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안에서 높임을 받는다. 반대로 부자는 자기 부와 지위를 영원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부자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사라진다. 참 지혜는 인생의 짧음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성도는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D. 시험을 견디는 자의 복과 유혹의 근원(1:12–18)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인정받은 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은 단순한 현세적 위로가 아니라 종말론적 생명의 상급이다.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최종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자리다.

그러나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는 죄의 과정을 출생의 이미지로 묘사하여, 죄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는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이시며,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욕심은 죄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생명을 낳으신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유혹을 이기며 시험을 견디는 삶으로 부름받는다.






III. 영적 온전함의 증거: 말씀에 대한 순종(1:19–2:26)

야고보서에서 말씀은 단순히 듣고 동의하는 대상이 아니다. 말씀은 마음에 심겨 성도를 구원하며, 성도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이 단락은 듣기, 말하기, 분노, 경건, 차별,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다룬다.


A. 듣기는 속히,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라(1:19–21)

성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해야 한다. 야고보서의 말에 대한 교훈은 여기서 시작되어 3장과 4장으로 이어진다. 성급한 말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 분노를 의로운 열심으로 포장하기 쉽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마음에 심긴 말씀은 새 언약의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백성의 마음에 심으시며, 그 말씀은 능히 영혼을 구원한다. 참된 말씀 수용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온유한 복종이다.




B.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1:22–25)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자기기만은 반복되는 문제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종교적 지식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속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그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해석된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참 자유로 이끄는 말씀이다(Moo, PNTC).




C. 참된 경건(1:26–27)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은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해치는 말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참 경건을 예배 의식이나 말뿐인 신앙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참 경건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과 세상 가치로부터의 거룩으로 드러난다.




D. 차별하지 말라(2:1–13)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와 함께 갈 수 없다.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임에 들어왔을 때 부자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를 낮은 자리에 세우는 예를 든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일이다.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가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며, 성도들에게 불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와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복음의 질서와 어긋난다.

야고보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왕의 법을 말한다. 차별은 이 법을 어기는 죄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도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성도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E.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2:14–26)

야고보서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민감한 단락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의 대답은 분명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구원의 공로가 완성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살아 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행함 없는 믿음도 이와 같다. 참된 믿음은 궁핍한 형제를 향한 실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1:27의 고아와 과부 돌봄, 2:1–13의 차별 금지, 2:14–17의 가난한 형제 돌봄은 모두 같은 흐름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통 지식이나 신조적 동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 믿음을 드러냈다. 이 두 예는 믿음이 내적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는 개혁주의적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한다.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둘은 충돌하지 않는다. 바울이 부정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공로적 행위이고, 야고보가 요구하는 “행함”은 참 믿음이 반드시 낳는 순종의 열매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 구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순종은 그 믿음이 죽은 고백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믿음임을 드러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 진정성이 입증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의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 있음을 드러낸다(Moo, PNTC; Davids, NIGTC).






IV. 영적 온전함의 공동체적 차원: 말, 지혜, 평화(3:1–4:12)

야고보서의 중반부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온전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룬다. 말, 지혜, 시기, 다툼, 세상과의 벗 됨, 비방은 모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다. 참된 지혜는 평화를 만들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진다.


A. 혀를 다스리라(3:1–12)

야고보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는 교회 안의 가르침 직분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말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높은 자리를 향한 욕심으로 선생이 되려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혀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진다. 말의 재갈은 말을 움직이고, 작은 키는 큰 배를 움직인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한다.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다.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서 난 것처럼 파괴적이다. 사람은 온갖 짐승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모순이다.

야고보의 말에 대한 교훈은 단순한 예절 훈련이 아니다. 말은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말의 온전함은 성숙의 목표와 연결된다. 데이비스는 야고보서가 지혜 전통 안에서 말의 통제를 공동체 경건의 핵심 표지로 다룬다고 본다(Davids, NIGTC).




B. 위로부터 난 지혜(3:13–18)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참 지혜는 말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선행으로 드러난다. 야고보는 선생 되려는 사람들, 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열매를 요구한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공동체적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다. 참 지혜는 평화를 만든다.




C. 세상과 벗 된 마음을 회개하라(4:1–10)

공동체 안의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는 그것이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온다고 말한다. 사람은 욕망하지만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지만 얻을 수 없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구해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야고보는 독자들을 “간음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세상과 벗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적 간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사랑하면,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언약적 배신이다.

4:5는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다. 그러나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향해 질투하시는 분이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도 가까이하신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D. 서로 비방하지 말라(4:11–12)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자다. 그러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권면은 2장의 차별 문제와도 연결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낮추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이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V. 영적 온전함을 향한 결론적 요청(4:13–5:20)

마지막 부분은 여러 권면으로 이어지지만, 중심은 같다. 성도는 자기 계획, 재물, 억압, 고난, 말, 질병, 죄, 공동체 회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한다. 믿음의 온전함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


A. 교만한 계획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라(4:13–17)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문제는 계획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교만이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성도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형식적 문구를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믿음의 온전함은 계획과 사업과 미래 구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B.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5:1–6)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 울고 통곡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부자들은 교회 안의 성도라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의한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Moo, PNTC).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 녹은 그들의 죄를 증언하고 심판의 불처럼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분명하다.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고,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누렸으며, 도살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웠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 경고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불의를 보신다는 위로이기도 하다. 세상 권력과 재물이 약자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만군의 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따라서 성도는 복수심으로 반응하기보다, 주님의 심판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




C. 주의 오심까지 인내하라(5:7–11)

그러므로 형제들은 주의 오심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성도도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성도는 부자들을 향한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한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장이 문밖에 서 계신다. 고난은 공동체 안의 원망을 키우기 쉽다. 그러나 야고보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탄식하고 비난하는 것을 경계한다.

선지자들과 욥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다.




D. 맹세하지 말라(5:12)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권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깊이 연결된다.

맹세 금지는 단순히 공식 선서를 전부 금지하는 문제로 좁혀서는 안 된다. 야고보의 관심은 말의 진실성과 온전함이다. 성도는 자신의 말을 보증하기 위해 과장된 맹세를 동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직해야 한다. 말의 온전함은 3장의 혀에 대한 교훈과 이어진다.




E. 고난 중에 기도하라(5:13–18)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한다.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 헛된 맹세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한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자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해야 한다. 기름은 치료적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병든 성도가 공동체와 장로들의 기도 안에 놓인다는 점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병이 특정 죄의 직접 결과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육체적 연약함과 영적 회복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행위다.




F.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5:19–20)

마지막 권면은 공동체적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누구든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누군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개인 경건만이 아니라 형제를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끝난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돌이키는 일은 격려의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1:19의 듣기, 1:27의 돌봄, 2장의 긍휼, 3장의 말의 절제, 5장의 기도와 모두 연결된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만 살아남는 믿음이 아니라, 길을 잃은 형제를 찾아 돌이키는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은혜 없는 도덕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혀를 다스리고, 세상과 벗 되지 않으며, 고난 중에 기도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회복시키는 삶으로 부름받는다. 이것이 살아 있는 믿음의 온전함이다.









베드로전서

성경 해설


베드로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베드로전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하나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회적 소외와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적 목회 서신이다. 독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은 백성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1:1-5). 고난을 낭만화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따라 현재의 불의와 수치 속에서도 소망·거룩·사랑·증언을 지키도록 위로한다.




2. 책명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정경 서신이라는 뜻이다(1:1). ‘전서’는 책의 가치나 작성 순위를 뜻하지 않고 베드로후서와 구분하는 명칭이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며 예수님이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회복되어 양 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고,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장로라고 부른다(요 21:15-19; 벧전 5:1).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며, 마가와 실루아노 같은 초기 교회 인물과 연결된다(1:1; 5:12-13). 일부 비평가들은 세련된 헬라어와 구약 사용, 광범위한 독자층을 이유로 후대 위명서신으로 보지만, 어부였다는 사실이 평생 문맹을 뜻하지 않으며 실루아노가 서신 작성과 전달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본문이 밝힌다. 예수님의 고난과 가르침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초기 교회가 널리 베드로의 글로 수용한 점을 고려하면 사도 베드로 저작이 가장 타당하다(캐런 H. 좁스, 『베드로전서』 서론;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며, 네로 박해와 베드로의 순교 전인 주후 60–64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는 본도·갈라디아·갑바도기아·아시아·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이다. 유대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과거의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언급하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교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1:14, 18; 4:3-4). ‘나그네’는 하늘 시민권의 영적 정체성인 동시에 일부 독자가 실제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 제한을 겪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캐런 H. 좁스, 『베드로전서』 1:1). 당시 고난은 제국 전체의 공식 박해만이 아니라 가족·이웃·직업 공동체에서 받는 비방과 배제, 고발과 부당한 대우를 포함했다. 목적은 성도들이 두려움이나 보복, 동화와 타협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한 행실과 준비된 복음 답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캐런 H. 좁스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2은 삼위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하게 하심과 피 뿌림 안에서 나그네 성도에게 인사한다. 1:3–2:10은 부활로 얻은 산 소망과 유업을 찬양하고, 거룩·형제 사랑·말씀에 대한 갈망 및 산 돌이신 그리스도 안의 영적 집과 왕 같은 제사장 정체성을 밝힌다. 2:11–4:11은 이방 사회에서의 선한 행실, 국가와 종·가정 관계, 의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승리와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를 다룬다. 4:12–5:11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장로는 양 떼를 자원하여 돌보고 모두 겸손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한다. 5:12-14은 실루아노와 마가의 문안 및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결론이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베드로전서의 중심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 성도는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 뿌림을 받도록 택하심을 입었다(1:1-2). 이 선택은 세상에 대한 교만이나 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위한 은혜다(2:9-12). 부활은 산 소망의 객관적 기초이며,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도를 보호하여 마지막에 나타날 구원과 유업에 이르게 하신다. 현재의 근심과 미래의 기쁨, 이미 받은 구원과 나타날 은혜가 함께 놓인다.

거룩과 선행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거듭난 자의 새 가족 생활이다. 성도는 썩지 않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악의·기만·위선·시기·비방을 버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1:22–2:3). 세상 속 선행은 대적의 비방을 잠잠하게 하고 복음의 소망을 보이지만,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다. 장로의 권위도 지배가 아니라 목자장의 양 떼를 본이 되어 돌보는 섬김이며, 젊은 자와 공동체 전체는 서로 겸손을 입어야 한다(5:1-5).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출애굽기 19장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에 적용된다(2:9-10).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호세아의 약속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품은 새 언약 공동체에서 성취된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모퉁잇돌이며, 신자들은 그에게 나아가 살아 있는 돌로 영적 집을 이룬다(2:4-8). 노아 홍수와 세례의 연결은 물 자체의 기계적 효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와 새 시대의 구원을 나타낸다(3:20-22). 흩어진 교회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순례 백성이다.




8. 그리스도와 복음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의 보배로운 피로 헛된 삶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 분이다(1:18-21). 그는 죄가 없고 욕하지 않으셨으나 나무에 달려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며, 그의 상처로 길 잃은 양을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오게 하셨다(2:21-25).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죄를 위해 고난받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부활·승천하여 천사와 권세를 복종시키셨다(3:18-22).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속과 부활로 죄인을 새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받아도 장차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산 소망이다.




9. 읽는 방법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살인·도둑질·악행·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결과와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다 겪는 부당한 고난을 본문이 구분한다(2:20; 4:14-16). 고난을 찾거나 학대를 영적 성숙의 필수 도구로 낭만화하지 말며, 정당한 법적 보호와 피신·신고·공동체의 도움을 불신앙으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 ‘항상 답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보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청이다(3:15-16).

<특별 주제: 복종·고난 본문과 권력 남용>

2:13–3:

7의 국가·종·부부에 관한 권면은 로마의 위계질서를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으로 신성화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가장 취약한 종과 아내를 도덕적 주체로 부르며, 모든 인간 제도에 대한 복종을 ‘주를 위하여’ 행하라고 제한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한다(2:13, 17).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3:7; 캐런 H. 좁스, 『베드로전서』 2:13–3:7;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국가와 가장은 하나님 아래 있으며 악을 명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절대 권한이 없다(행 5:29).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환경에 남아 있으라고 강요하거나 신고·피신·정당한 보호를 막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본문은 보복과 악행을 금하지만 악을 선이라고 부르거나 가해자를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교회는 학대받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공적 권세의 정의로운 역할을 활용하며, 가해자에게 회개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예수님도 자신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말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악의 최종 판단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뜻한다(2:23; 롬 13:1-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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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인사(1:1-2)

베드로는 소아시아 다섯 지역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파레피데모이스]”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수신자들을 하나님의 옛언약 백성에 빗대어 말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와 디아스포라로서 사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 것은 이들이 실제로 강제 이주를 경험한 유대인임을 암시한다(캐런 좁스, 2005). 특별히 [파레피데모이]는 시민권을 갖지 못해 이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외국인을 묘사하는 데 쓰인 용어이다(cf. 2장 11절에서는 수신자를 “외지인 거주자[파로이코이]”로도 부른다). 이 용어는 단지 은유라기보다 1세기 당시 수신자들의 갖은 사회 정치적 위치를 묘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신자에 대한 묘사는 이들이 당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사회 정치적 소외를 생각하게 한다.

소아시아는 BC 3세기 이후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정착하여 바벨론과 애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수신자가 있는 소아시아의 중부와 북부 다섯 지역(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은 바울 등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이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50년대 후반)까지 아시아 속주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은 큰 지역이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갈라디아 지역이 이 수신지역과 겹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마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바울이 아닌 베드로와 연관되어 로마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듣거나 회심한 자들이 소아시아 식민지로 이주되어 온 자들일 수 있을 것이다(캐런 좁스).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에클레크토이스] 자들이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은 세 개의 전치사구로 꾸며진다. (1)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2)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3)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순종과 피 뿌림”. 이는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을 서약하고 언약을 체결하던 상황을 반영하며(출 24:3-8) 또한, 에스겔의 예언(겔 36:24-28), 즉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성령을 통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암시한다(cf. 행 13:39).

택함 받은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미리 아신 계획에 의해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구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성부, 성령, 성자와 갖는 특별한 관계는 비시민권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던 수신자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II. 편지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안(1:3-2:10)


A.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영광송(1:3-12)

1. 도입 영광송(1:3-5)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많은 긍휼([엘레오스], 히브리어의 [헤세드]에 상응하는 번역)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거듭남의 개념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베드로전서 저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창조주라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을 위해 선택하여 구별한 자들의 거듭남 가운데 수행한 독특한 역할 때문이다”(캐런 좁스, 112).

베드로는 거듭남이 성도를 “소망”과 “유업” 안으로[에이스] 들어가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도는 최종적 “구원”을 위해[에이스] 믿음의 보호를 받는다. 추방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cf. 마 6:19-21, 눅 12:33)에 대한 언급은 매우 유익했을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이며 법적 상속인이 된 성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보호하신다.

2. 새로운 삶의 기쁨과 고난(1:6-9)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받게 한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믿음의 시험에 불과하며, 이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믿고 기뻐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요 20:29)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cf. 6절의 “기뻐하다”[아갈리아스데]는 동사는 직설법 혹은 명령법도 될 수 있으며 현재형 혹은 미래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좁스, 125).

3. 예언자와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의 유익(1:10-12)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한 것은 옛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것이고 천사들조차도 알기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음으로 이 구원에 대해 밝히 알게 되는 특권을 누린다. 베드로는 이 복음이 성령을 힘입은 전도자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며, 그 성령은 구약 예언자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영임을 강조한다. 또한, 예언자들이 살폈고 전했던 내용은 메시아의 영광뿐 아니라 그 영광에 앞선 메시아의 고난이었다. 예언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으며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것을 이해하는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B.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1:13-2:3)

1.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1:13-21)

13절은 “이 이유 때문에”[디오]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을 따라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3절). 또한, 성도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사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7절). “이 이유 때문에” 성도는 근신하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주실 은혜”(cf. 10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철저히 소망해야 한다. “베드로는 독자를 은혜로운 미래의 종말론으로 이끄는데 ... 구원하는 은혜가 현재의 실체일지라도, 마지막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은 미래의 실현을 기다린다”(좁스, 142).

이어서 베드로는 근신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준다. “모든 삶의 방식에서 거룩한 자가 돼라”(15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3, 23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그분께 둔 자로서(21절) 근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베드로는 명령할 때에 그 근거를 하나님과 성도의 부자 관계에 둔다(14절-“순종의 아이”, 17절-“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 자녀의 특권은 결코 심판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17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대속 되었다([뤼트로오], 18-19절). [뤼트로오]는 헬라-로마 문화에서 노예 해방을 가리키는 데 쓰인 용어이다. 이 용어는 대속 된 노예가 이제 신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뤼트로오]는 히브리어의 ‘구속하다’[가알]와 ‘몸값을 내다’[파다]의 번역어다. 이 두 단어는 칠십인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외국 포로에서 해방하는 데 사용된다(cf. 신 7:8, 사 52:3, 시 34:22). 그러므로 이 용어는 베드로의 수신자에게 적절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신”([프로기노스코], 20절, cf. 롬 8:29, 11:2, ) 분으로 묘사한다.

2.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도덕적 변화를 뜻한다(1:22-2:3)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한 윤리적 명령을 이어간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1:22),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2:2).

1장 22절의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에서 “깨끗하게 하다”[하그니조]는 동사는 완료형 능동태 분사로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했다는 뜻이 된다. 그 성별의 목적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간에 사랑은 한 사람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복음) 곧 “불멸의 씨”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된다(1:23). 이 씨가 거듭난 자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며(롬 1:16),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며 범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요일 3:9).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낳아야 한다. 도덕적 변화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갖는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좁스, 158-159).

이어지는 2장 1절은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의 특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2절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방식을 표현한다. 그것은 곧 모든 악의, 온갖 종류의 기만, 위선, 시기와 비방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cf. 시 34:13-14).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데 이 새 생명은 “순수한 젖”으로 생명의 힘을 유지하며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혜를 사모해야 한다(2:2). 좁스는 “신령한”[로기코스]을 (새 생명의 삶의 방식에) “합당한”으로 해석한 칼빈을 지지하며 “‘로기코스’ 젖은 말씀-젖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립되고 베드로의 독자가 거듭나서 들어가게 된(1:3) 새로운 종말론적 실체의 본질에 진실한 젖을 의미한다”(좁스, 177)고 말한다. 또한, “젖”을 호트(Hort)의 주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혹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2장 3절의 시편 34편 8절 인용(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것)과도 더 잘 어울린다.




C.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2:4-10)

1.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직(2:4-8)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 돌”이시다(cf. 시 118:22-23, 사 8:14-15, 28:16). 그리스도인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퓨뉴마티코스]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산 돌들”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자들도 “산돌들”로 묘사한 것은 이들의 본성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함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리스도가 고난과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을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좁스, 188).

그리스도인이 연결되어 세워진 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삶을 제사로 바치는”(McKelvey) 제사장으로 서게 된다(5절).

6절의 이사야서(28:16) 인용은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소외와 거절당함이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산 돌들로 택하심을” 받은 것임을 확증해 준다. 그들은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세기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사회적 명예 손상과 수치를 동반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영광”[헤 티메]이 된다고 말한다(7절).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분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8절, cf. 사 8:14).

2.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2:9-10)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43장 20절(칠십인역)의 어구(“내가 택한 족속”)를 반영한다. 또한, 선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탁월한 성품”[아레테]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표현도 그다음 절(사 43:21)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표현을 반영한다. 이사야의 배경에서 “택한 족속”은 유대인을 가리켰지만 베드로전서의 “택한 족속”은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즉 성별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을 가리킨다. 이들은 거룩한 나라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cf. 출 19:5-6, 칠십인역, “제사장”은 단수로 쓰였다). “새로운 족속”의 왕 같은(royal) 제사장 역할은 땅 위의 모든 나라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다.

10절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라는 표현은 호세아 2장 23절을 암시하며 구약의 구속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III.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라(2:11-4:11)


A.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할 만한 사회적 행실(2:11-3:7)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논지의 핵심으로 전환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방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1. 생활 양식을 통한 복음전파(2:11-12)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 방문객과 외지인 거주자”(cf. 창 23:4, 칠십인역)로서 이방 사회에 물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방 이웃을 향해 “선한 삶의 길”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cf. 마 5:16)고 권면한다.

헬라 도덕 철학도 육체적 충동을 절제하는 일을 덕스러운 행실로 인정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여기서 사회와 단절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이교도 기준에서도 선하다고 인정받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근본 가치와 동기는 기독교적인 것이다. “그리고 독자가 사회의 가치와 갈등할 경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슬픔과 소외를 기꺼이 품위 있게 견디라고 한다”(좁스, 216).

“오시는 날”은 직역하면 “방문의 날”로 이사야 10장 3절(칠십인역)을 반영하며 이사야의 배경 속에서 미래의 심판 날을 가리킨다.

2. 이교의 권위에도 복종하라(2:13-17)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사는 동안 사회 정치적 권력에 순종하고 존중하라고 명령한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삶이 불신 사회의 권력에 맞서 저항할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권력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선행도 해야” 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이교도들의 비방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15절).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당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나 가혹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좁스는 이러한 배경은 글라우디오 통치 말기나 네로 통치 초기와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3.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범(2:18-3:7)

본 단락은 당시 헬라-로마 문화에 있었던 “가정규범”[하우스타펠른]을 반영한다. 당시 헬라 도덕 철학자들은 가족 내의 질서가 신이 정한 것으로 믿었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가 확립된다고 보았다. 구약이나 유대 저술에는 이러한 “가정규범”이 나타나지 않는다. 바울과 베드로는 편지에 “가정규범”을 기록할 때에 당대의 사회적 기대치 안에서 처신할 것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전혀 새로운 기반(복음) 위에 그것들을 제시한다.

a. 신자의 모범인 종의 신분(2:18-25)

“사환”[오이케테스]은 가정 하인(노예)을 가리킨다. 믿는 사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은혜”이다(“아름다우나”19절, cf. 4:14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당시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면서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의 근거와 동기를 그리스도의 모범에 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다(24절). 그러므로 우리(믿는 노예)는 “까다로운/부도덕한”(18절)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베드로는 이미 16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종(노예, [둘로스])”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본문의 교훈은 단지 실제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다.

“베드로는 독자에게 예수가 당한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님을 일깨운다. 반대로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성취하는 신비로운 방식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다”(좁스, 245).

b.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을 위한 교훈(3:1-7)

3장 1절은 “이처럼”로 시작한다. 이는 2장 18절의 “두려워함으로”를 가리킨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이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정결한 행실”로 남편이 회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헬라-로마 사회에서 아내가 혼자서 친구도 사귈 수 없고 남편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에 그리스도인 아내의 행실이 누군가의 비난의 표적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대한다.

남편은 가정규범에서 가장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남편에게 명령할 때에 노예와 아내에게 명령을 시작할 때처럼 “이처럼”(두려워함으로)로 시작한다. 베드로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여자(아내)를 “은혜의 공동상속인”으로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을 높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내를 존중할 것을 가르친다.




B. 의로운 삶의 내적 특징(3:8-12)

이제 베드로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 더 넓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의 특징에 관해 가르친다.

베드로는 “동정/친절” “형제 사랑”등 가정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교훈한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확장된 가정임을 전제한다. “겸손”([타페이노프론], 8절)은 고대 헬라-로마 사회에서는 연약함과 수치, 능력 없음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을 큰 덕목으로 제시하며 당시 경쟁적이고 계층화된 세계에 도전한다.

9절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외부의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예수님의 본(2:23)과 그분의 가르침(눅 6:27-28)을 반영한다.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 12~15절(칠십인역)을 인용하고 있다. 좁스는 베드로가 편지의 전체 틀에서 시편 34편을 암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cf. 1:3, 6, 17, 18, 2:6, 16, 17, 3:12).




C.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것(3:13-4:11)

1.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3:13-17)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17절) 의“때문에”[디아]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14절)고 말한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할 특권이 바로 복이고,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이면서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다”(좁스, 285).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산 소망”에 관해 변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5절). 악트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화적 고립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취할 길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취할 길은 불신의 세계 한가운데서 열린 상태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를 위한 이유를 터놓고 설명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좁스, 재인용, 287).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망에 대해 변호할 때 그는 “온유와 두려움/존중[포보스]”으로 해야 한다. 또한, 그는 평소 삶 속에서 늘 “선한/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고 상호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한다.

2. 불의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3:18-22)

본 단락은 해석에 있어 매우 논쟁적인 본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본 단락이 앞 절(17절)에서 베드로가 주장한 대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1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 17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에 대한 해석은 이어지는 구절에 대한 해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의 영을 가리킨다. 사전에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노아를 통해 노아 시대에 설교했다는 해석이다(cf. 벧전 1:11). 이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 종교개혁 시기에도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육신[사르크스]으로 죽음”과 “영[퓨뉴마]으로 살아남”의 대조를 약화한다.

(2)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해석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의 관점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지옥으로 강하했다는 견해로, 결국, 사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그러나 물질적인 몸에 대비되는 혼을 구별하는 헬라 용어는 18절에 나온 육신[사르크스]과 영[퓨뉴마]이 아닌 [소마]와 [프쉬케]이다. 베드로는 편지에서 육-혼 이분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

(3)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영광스러운 존재 상태를 가리킨다. “육신으로 죽음”과 “영/성령으로 살아남”의 대조는 구속 사건의 두 측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육”이 인간의 한계, 죽음의 영역을 가리킨다면, “영/성령”은 능력, 새 생명의 영역을 가리킨다.

19절의 “감옥”[퓔라케]은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cf. 좁스는 그녀의 주석에서 ‘지옥 강하 이론’에 대해 비판한다). “영들”[프뉴마타]이 어떤 존재를 가르치는 지는 큰 논쟁이 된다. 위서인 에녹1서(12-15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인과 동침하여 낳은 거인들을 통해 나온 “악한 영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마도 1세기 독자들은 에녹1서의 이야기에 친숙했을 것이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갖는 온 우주적 승리를 강조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베드로가 에녹1서를 인정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cf. 에녹1서는 2세기 이후 사라졌다가 18세기에 에티오피아 사본이 발견되었다. 한편, 웨인 그루뎀은 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에녹서의 배경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20절에서 22절에 이어지기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대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1세기 소아시아에 살던 독자들에게 노아 이야기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BC 205년 무렵 유대인들은 소아시아의 토착 홍수 이야기와 한 마을의 이름(헬라어로 “방주”[키보토스]가 들어있는 이름)을 근거로 노아의 방주가 안착한 곳이라고 추론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아 동전이 소아시아에서 주조되기도 했다(좁스, 303). 베드로의 관심은 독자가 살던 문화에서 그토록 높이 평가됐던 노아 전통에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심지어 이것이 노아 세대부터 약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이다(cf. 마 24:37-39, 눅 17:26-27, 30).

노아 시대에 물을 통하여[디아] 구원받았고, 이제 그 물은 구원하는 표(세례)가 된다. 21절의 세례가 “선한 양심의 간구/서약”이라는 표현은 “독자에게 물세례가 ‘천국행 티켓’이어서 이들이 이어지는 도덕성 문제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일깨운다. 오히려[알라]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선한 양심의 서약, 그 후로 계속 올바르게 산다는 서약이다”(좁스, 314).

3. 불신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는 것(4:1-6)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결심)으로 무장하고 불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격려한다. 성도는 이제 외국인으로 살며 과거의 방탕하던 모습을 버리고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러게 과거 로마의 생활 양식(3절)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은 당시 불신자들에게는 “쾌락을 피해 우울하게 살며 흥을 깨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했다(4절). 게다가 시민으로서 제국의 안녕을 위해 황제에게 향 피우는 일 등을 거부하는 일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1절 후반부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 관계를 끊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좁스, 칼빈).

“[성도들이]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들이 죄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자신들이 받은 소명을 수용하며, 날마다 자신들의 가치에 불친절한 사회를 직면하기 위해 예수가 결의에 차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바로 그 마음가짐과 결심으로 무장해야 한다”(좁스, 326).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벧전 2:24).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2절).

6절의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표현에 대해 어떤 이들은 3장 19절의 해석의 확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이들은 표현이 죽음 이후의 회심 가능성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5절)을 생각할 때에 이미 고인이 된 신자들이 살았을 때 받은 복음이 죽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좁스, 칼빈).

4.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는 것(4:7-11)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강조하다. “만물의 마지막”(cf. 벧전 1:20)은 구속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킨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때는 시간상 하나의 종결 시점을 가리키지 않는다. 즉 ‘재림의 시기가 거의 가까이에 왔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구속 과정의 마지막 때”라는 말이다.

이어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네 가지 공동체적 권면을 한다. (1) 올바르게 생각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cf. 1:13). (2) 무엇보다 서로 “진심 어린” 사랑을 하라(cf. 1:12).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cf. 잠 10:12).(3)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4) 각각 받은 다양한 은혜의 은사로 서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여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cf. 골 3:17). 좁스는 위 네 가지 권면에서 논리를 발견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마지막 단계를 살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시각을 얻어야 한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에도 서로를 향해 견고한 사랑이 가능해진다. 사람이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고, 기도에 중심을 두며, 잘못의 악순환을 깨뜨릴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더불어 충분한 행동이 수행될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345).






IV. 고난당하는 양 떼를 위한 위로(4:12-5:11)


A.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마지막 두 가지 생각(4:12-19)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고난이 예상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2절).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한다(13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자체를 즐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미래 종말론적 구원의 증거라는 뜻이다. 이로써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좁스, 354).

만일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14절, cf. 사 11:1-2).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16절)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권한다(19절, cf. 2:21, 23).

17-18절에서 베드로는 성도 곧 의인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며 그 심판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cf. 잠 11:31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베드로는 지금 현재 성도가 받는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의 최후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다(좁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 나중에 받을 훨씬 큰 심판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




B. 공동체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5:1-11)

1. 그리스도는 장로를 통해 양 떼를 키운다(5:1-5)

베드로는 자신을 “동료 장로”로 소개하며 독자 중에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며(4:17) 암시한 에스겔서(9:5-6)의 본문은 그 심판이 “장로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장로를 향한 권면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양무리를 치는 자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얻을 것이라는 일깨움(4절)은 큰 위로가 된다.

2-3절에서 베드로는 각각 세 가지의 부정적 구절과 긍정적 구절을 사용하여 어떻게 양 떼를 쳐야 하는지 묘사한다. (1)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2) “탐욕스럽게”가 아닌 “열정적으로” (3) 지배함이 아니라 양 무리의 본이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는 당시 사회 규범이나 로마의 통치 명령에 따라 다스리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열정적으로[프로뒤모스]”라는 부사는 당시 시의 업무에 열정적으로 시간과 돈을 제공하는 시 후원자를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것(5:5)은 나이를 초월한 모든 성도에게 교회의 직분자(이들은 갓 이주해온 자들일 수 있다)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장로를 포함한 누구든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서로 겸손해야 한다(cf. 잠 3:34, 칠십인역).

2. 어려운 시기를 받아들이고, 굳건히 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5:6-11)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명령을 한다. (1) 겸손해지라 (2)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3) 마귀를 저항하라. 명예와 권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당시 사회에서 겸손하라는 명령은 스스로 굴욕적이며 비참해지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cf. 1:7, 4:13, 5:1, 4)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미래의 때뿐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두시며 돌보신다(7절).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10절).

마귀에 대한 사자 은유(8절)는 ‘목자-양 떼 모티브’(5:2-3)와도 연결된다. 사자의 포효는 양 떼를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며 “위협으로 흩어져서는 안 되고 마귀에게 저항하여 복음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굳게 유지해야 한다...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겪는 경험을 나누는 측면에서는 혼자가 아니다”(좁스, 387-388).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10절). 이것은 보장된 것이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cf. 5:4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에 비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다”는 말은 “그 태도나 믿음에 있어 더 견고하고 변하지 않게”(BDAG)되도록 만든다는 뜻이며, “견고하게 하다”는 말은 “건물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그 모퉁잇돌이 산 돌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2:4-5).

이 단락은 영광송으로 마무리된다(11절, cf. 4:11). “권능/통치권”[크라토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은 로마의 통치가 끝없을 것같아 보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큰 위로와 확신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V. 편지 맺음말: 마지막 말과 인사(5:12-14)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편지에 기록된 모든 권면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한다고 기록한다.

12절에 언급된 “실루아노를 통해서[디아]”라는 어구는 일반적으로 편지 전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실루아노는 베드로의 편지 전달자이면서 대필자일 수 있다. 또한,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고후 1:19)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행 15:22) 그 실루아노(실라)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13절의 “바벨론의 교회”는 직역하면 “바벨론 안에 있는 그(여성 정관사)”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베드로의 아내, 혹은 여성 지도자(그룹)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석가는 이 구절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혹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본다.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로마에 대한 언급을 숨기기 위한 방법(심한 박해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cf. 행 12:17) 지금의 상황, 혹은 강제로 옮겨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좁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인 요한 마가(행 12:12, 15:39)를 가리킬 것이다.







베드로후서

성경 해설


베드로후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베드로후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하나로, 사도적 복음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창조를 기다리도록 권하는 목회적 유언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성도들이 이미 받은 진리를 계속 기억하게 하며, 신앙 지식을 삶과 분리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 경건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친다(1:3-15). 사도들의 목격 증언과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시 오심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1:16-21).




2. 책명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정경 서신이라는 뜻이다(1:1; 3:1). 첫 절의 ‘시므온’은 시몬의 셈어식 형태로, 사도행전 15:14에도 나타난다. ‘후서’는 베드로전서보다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사도의 두 정경 서신을 구분하는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본 목격자이며 예수님이 예고하신 죽음을 앞둔 사도로 자신을 제시한다(1:1, 14, 16-18; 요 21:18-19). 문체와 유다서와의 유사성 때문에 후대 위명서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거짓 이름으로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일은 편지가 정죄하는 거짓과 어울리지 않으며 문체 차이는 주제·상황·서기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정경이 명시하는 베드로 저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서론;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서론;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서론). 기록 시기는 베드로의 순교 직전인 주후 64–68년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3:1의 ‘두 번째 편지’라는 말에 따르면 첫 독자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과 같거나 상당 부분 겹치는 소아시아 교회들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안에는 탐욕과 음란을 따르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2:1-3; 3:3-4). 그들은 자유를 약속했으나 스스로 부패의 종이었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거룩한 생활을 갈라놓았다. 베드로의 목적은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의 교리와 열매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의 기회로 받아 거룩과 경건 가운데 주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 데 있다(3:1-2, 11-15, 17-18).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토머스 R. 슈라이너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1-2은 인사, 1:3-11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믿음에 덕·지식·절제·인내·경건·형제 우애·사랑을 더하라고 권한다. 1:12-21은 베드로의 죽음을 앞둔 유언과 변화산의 목격 증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제시한다. 2:1-22은 거짓 교사의 탐욕과 방종을 폭로하고 과거 심판 사례로 그들의 멸망을 경고한다. 3:1-18은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창조와 홍수와 장차 올 심판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근거하여 거룩하게 살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라고 권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의 능력과 보배로운 약속이 먼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며, 성도의 부지런한 성장은 그 은혜의 결과다(1:3-8).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이나 신격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욕으로 썩어지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닮고 약속된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이다(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벧후 1:4;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벧후 1:4).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권면도 행위로 선택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끝까지 견디라는 요청이다(1:10-11).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종교적 통찰에 있지 않고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있다.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도 개인 성경 읽기를 금지하기보다 예언의 기원과 해석이 인간의 자의에 매이지 않음을 강조한다(1:20-21; 리처드 보컴, 『유다서·베드로후서』 벧후 1:20-21;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하나님은 거짓 교사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노아와 롯의 사례처럼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며, 성도를 방치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보존하신다(2:4-9; 1:11).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창조의 말씀,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발람의 길은 과거의 심판과 구원이 장차 올 주의 날을 보증함을 보여 준다(2:4-16; 3:5-7).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재림의 지연은 무능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이다(3:8-9, 15). 구속사의 결말은 악과 불의가 영속하는 세계가 아니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성도는 그 약속 때문에 현재의 거룩과 평화를 힘쓴다(3:11-14).




8. 그리스도와 복음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주로 선포한다(1:1, 3, 11). 변화산에서 들린 아버지의 음성과 목격된 위엄은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며 장차 왕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여 준 사건이다(1:16-18).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신 주인이시며, 재림의 약속을 성취하고 불의를 심판하시되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2:1; 3:9, 15). 복음은 심판을 부정하는 값싼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정욕의 부패에서 벗어나 그의 성품을 닮고 영원한 나라와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다.




9. 읽는 방법

‘지식’을 비밀 계시나 지적 우월감으로 읽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 삶과 성품이 변화되는 언약적 지식으로 읽어야 한다. 거짓 교사는 화려한 말이나 표적보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돈과 성, 권력에 대한 태도와 삶의 열매로 분별한다. 2장의 유다서와 유사한 표현은 두 서신이 공통된 사도적 전승을 사용했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정당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자료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드로의 저작권과 성경의 진실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서론;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서론).

바울의 편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언급은 성경의 모순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무지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도 왜곡했음을 경고한다(3:15-16).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거나 지연을 약속의 실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오래 참으심 안에서 오늘의 회개와 거룩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종말론은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표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삶을 형성하는 소망이다(3:11-14).

<특별 주제: 주의 날의 불과 새 창조>

3:10은 사본과 번역에 따라 땅과 그 안의 일들이 ‘드러날 것’, ‘불탈 것’ 등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문맥의 중심은 피조세계의 완전 소멸을 단정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불 심판 앞에 모든 일이 폭로되고 불의가 제거된 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데 있다(벧후 3:10-13; 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벧후 3:10;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벧후 3:10-13). 홍수 때 세계가 심판받았으나 창조 자체가 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비유와 성경 전체의 창조 회복 소망을 고려하면, 새 창조는 현 세계와 아무 관계 없는 대체물보다 불로 정결해지고 영화롭게 갱신된 창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롬 8:19-23; 계 21:1-5; 앤서니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다만 불의 방식과 물질적 연속성의 세부를 본문보다 앞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베드로후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리처드 보컴, 『유다서·베드로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베드로후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베드로후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I. 서문(1:1-2)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예)과 사도”로 소개하며 수신자(“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한다(cf. 벧후 3:18). 이 인사말에는 편지의 핵심 주제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믿음의 중심성,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 그리스도의 우월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토마스 슈라이너)이다.

“시몬”[쉬메온]은 셈어이며 2세기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 시기가 초기라는 증거가 된다. 보컴은 베드로의 저작설을 부인하며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그룹에 속한 그의 동료”가 “유언 장르”로서 베드로후서를 썼을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Douglas J. Moo를 비롯하여 Peter H. Davids, Gene L. Green 등 주석가는 베드로의 저작을 주장한다(cf. 칼빈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차이점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위명 저작설을 거부한다. 단지 그는 베드로가 늙고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의 제자가 썼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그의 주석 서론에서 베드로후서의 저작설을 논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 자체가 베드로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편지 스스로의 주장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토마스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크리스천 스탠다드 주석. 부산시 북구: 깃드는 숲, 2022. p. 366).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라면 이 편지에 나타난 사도적 가르침(1:16, 3:2)과 명령들은 그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수신자는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동일한 혹은 동등한 믿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때, “받다”[랑카노]는 ‘제비로 얻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특권을 강조한다. 이 특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엔]” 주어졌다. 여기서 “의”[디카이오쉬네]는 단지 하나님의 공정함을 의미하지 않고 신약 전체의 맥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고유명사가 아닌 두 개의 단수 명사(하나님과 구주)가 같은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대상임을 나타낸다.




II. 하나님의 은혜: 경건한 삶의 기초(1:3-11)

“이 단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믿는 이들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3-4절), 독자들에게 명령한 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5-7절). 이러한 덕을 행함은 필수적이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다(8-11절)”(슈라이너)


A. 하나님의 섭리(1:3-4)

3절은 하나님(우리를 부르신 분)을 앎으로 오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하나님(혹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아레테]이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신성한 본성”[데시아스 퓌세오스]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는 성도의 신성화를 말하지 않는다. 성도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온전해진다는 면에서 그렇다.

3-4절의 내용은 이어지는 5-7절에 나타난 권면의 전제가 된다. “경건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은혜에 의해 보증된다. 그의 은혜로운 능력은 그가 요구하시는 것을 공급한다.”(슈라이너, 399).




B. 경건한 삶을 힘써 추구하라(1:5-7)

5-7절의 도덕적 교훈이 3-4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명령보다 앞서고 또한, 그 명령을 뒷받침한다... 신약에서는 전형적으로 은혜가 요구에 앞선다. 그러나 은혜가 우선순위에 앞선다고 해서 수고해야 하는 도덕적 노력을 없애 버리지 않는다”(슈라이너, 411).




C.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경건한 덕(1:8-11)

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며 앞 절과의 연관성을 보여 준다. 5-7절의 덕이 신자들의 삶에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은 열매를 맺고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덕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 사함을 잊어버리고, 용서받은 자로 살지 않는 것이다(9절).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4절), 즉 모든 덕 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7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일이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길이다(10절).

11절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믿음”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선언했다(1, 3절). 경건의 삶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이며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경건의 행위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통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쓰게 된다. 한글 성경의 “이같이 하면”이라는 번역은 오해를 낳기 쉽다. 영어번역 “for in this way”(NRSV, NASB, ESV)가 더 자연스럽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덕을 힘쓰게 하신다. 성도는 “이렇게 덕에 힘쓰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공급받는다. 이는 10절의 후반 절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벧전 1:5)고 선언한다.






III. 베드로의 사도로서 일깨움(1:12-21)

“베드로는 죽기 전에 독자들에게 나라에 들어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행할 것을 촉구한다(1:12-15). 그다음 베드로는 자신의 경고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1:16-21). 예수님의 재림을 미신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재림은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의 변화에서 예언적으로 기대된다... 예수님의 변화는 우리가 예언의 의미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주님의 날이 올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여 준다”(슈라이너).


A. 일깨움: 행동하도록 촉구(1:12-15)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마지막 유언처럼 성도들을 일깨우길 원한다. 성도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12절)를 항상 상기하여 거짓 선생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측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묵시(the Apocalypse of Peter)”, “베드로 행전(Acts of Peter, AD 약 180년)” 혹은 “클레멘트 서신(the Epistle of Clement)”에서 그 연결점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세 자료 모두 베드로후서 이후의 것으로 본문의 출처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 21장 18-19절이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거기서는 “곧/임박한” 죽음을 말하지는 않으며 그 본문을 근거로 베드로후서가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할 필요는 없다.




B. 목격자의 증언에 기초하는 재림의 진리(1:16-18)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벧후 3:5).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마 17:2, 막 9:2, 눅 9:29)을 근거로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을 증거한다. 그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변화산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얻게 되실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예표해 준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경건한 삶을 살라는 베드로의 일깨움은 그 목적과 동기를 잃게 될 것이다.




C. 예언에 기초하는 재림의 진리(1:19-21)

이 단락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지하는 두 번째 논증을 한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강하게 확증된 예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도들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구약의 예언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20절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단지 사역자가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보컴은 20절이 구약의 예언이 선지자 자신이 사사로이 해석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담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어떤 이는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구약 예언을 사사로이 푼 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슈라이너는 보컴의 해석을 지지하며 21절을 그러한 해석의 틀에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의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슈라이너, 445-446).






IV. 거짓 선생들의 등장(2:1-22)

“[이 단락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문제, 즉 진리를 훼손한 거짓 선생들(2:1-3)로 돌아간다. 이 선생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동시에 의인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2:4-10). 선생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2장 10-16절에 나타난다. 그들은 반역하고 탐욕스럽고 방탕하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방탕한 생활방식에 사로잡혔지만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다(2:17-22)”(슈라이너).


A. 거짓 선생들의 영향(2:1-3)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제도 거짓 교리를 끌어들이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삶은 호색과 탐심(cf. 2:14)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들은 지어낸 말로써 “착취하였다”(3절). 결국,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1절의 “있으리라”, 2절의 “따르리니”는 미래형으로 거짓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이후 절들에서 이미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음을 묘사한다(2:13, 15).

보컴은 베드로후서의 거짓 선생들과 유다서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유 4)을 비교하며, 베드로후서의 거짓 선생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 거짓 가르침(분파/이단)을 도입했다면, 유다서의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였다고 설명한다. “자기들을 사신/구속하신 주를 부인했다”(1절)는 표현은 그들이 믿음을 고백한 교회의 멤버였음을 나타낸다(cf. 배교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슈와 건전한 대답을 위해 슈라이너의 주석을 참고하라).




B.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경건한 자들의 보존(2:4-10)

3절 후반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주제를 이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심판하셨으며(천사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전 모든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예표한다(9-10절).

4절의 “범죄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 독자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 4절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유다서 6절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해와 동일하다. “지옥에 던져”[타르타로사스]는 지옥의 일반적인 단어인 [게엔나]가 아닌 그리스 문학에서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타르타로스]의 동사분사형이다. 이 ‘지옥/지하세계’는 최후의 형벌 장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셨음을 나타낸다.

5절은 심판의 두 번째 예를 보여 준다. 여기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로 묘사되며(cf. 이러한 개념은 유대 전통에서 일반적이다), 형벌 받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아세본] 자로 표현된다. 이는 경건한 삶을 저버린 현재의 거짓 선생들을 겨냥한다(6절). 베드로는 5절과 7절에서 의로운 자의 보존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저항하는 신실한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유대 전통은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지혜서 10:6).

9절은 심판에 관한 세 가지 예의 결론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여 벌하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은 시험을 면제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신다는 의미이다.




C. 배교와 음란으로 심판을 받는 거짓 선생들(2:10-16)

이 단락은 형벌 받을 불의한 자들의 죄 세 가지를 묘사한다. 그것은 바로 교만(“당돌하고 자긍하며”), 성적인 타락(“음심이 가득한 눈”), 탐심(“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이미 1-3절에 언급되었다. 이러한 반복은 거짓 선생들의 심판이 얼마나 불가피한지를 확증한다.

거짓 선생들은 “영광 있는 자들”(악한 천사들)을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1절은 그들이 악한 천사라는 분명한 암시를 준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선한) 천사들도” 감히 하지 않은 일(유 9)을 거짓 선생들은 겁 없이 한다. 12절은 거짓 선생들을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며(cf. 시 49:20)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말한다.

15-16절은 거짓 선생들의 탐욕을 발람의 예를 들어 책망한다. 그들은 바람처럼 바른길을 떠났으며 “불의의 삯”을 사랑하고(2:3) 불법(악행)을 저질렀다(cf. 민 31:16).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D. 거짓 선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2:17-22)

거짓 선생들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약속했겠지만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17절)에 불과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여도” 자신들이 이미 멸망의 노예였다(19절). 결국, 그들은 “겨우 피한 자들”(초신자들)을 “육체의 정욕, 즉 음란으로 유혹하여” 더욱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든다(18절).

20-22절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경고한다(cf. 마 12:43-45). 21절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신자(선택받은 자)의 배교 가능성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를 받은” 일이 애초에 참된 믿음과 거듭남과는 상관없었다는 말인가?

“참된 신자가 배교할 수 있다는 결론은 잘못이다. 신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돌보아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타락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배교한 사람들은 결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이 밝혀진다. 참되게 믿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슈라이너, cf. 배교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자세한 대답을 위해 슈라이너의 주석을 참고하라)






V. 일깨움: 주의 날이 오리라(3:1-18)

“베드로의 독자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을 예언했음을 기억해야 한다(3:1-4).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3:5-7)... 그분께는 하루가 천 년 같으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3:8-9). 그러나 심판의 날, 곧 현재 창조가 없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3:10). 신자들은 주님의 인내가 그릇된 자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바울의 글을 따라)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 창조를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3:11-16). 끝으로 독자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까지 자라가야 한다(3:17-18).”


A. 조롱하는 자들의 다가올 날에 대한 의심(3:1-7)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독자들을 일깨워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요구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말세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며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3-4절, cf. 겔 12:22, 말 2:17). 거짓 선생들의 도래는 예언의 성취이다. 그들은 창조 이후로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홍수심판 때처럼 하나님의 최후심판, 특별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한다(5-7절, cf. 10절).

1절에 언급된 “이 둘째 편지”에 대해 어떤 학자는 오늘날 발견되지 않은 잃어버린 베드로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베드로전서를 가리킨다고 본다. 슈라이너는 후자에 동의한다.

5-7절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 논증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반대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1) 창조 자체는 시작이 있음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간과한다.” (2) 세상이 물에 잠겨 파괴되었다는 언급은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6절)는 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3) 이제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할 것이며(cf. 10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B.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3:8-10)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두 가지 논증을 더 제시한다. (1)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그분께 천년은 하루와 같다(cf. 시 90:4).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2) 우리의 관점에서 더디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향해 그만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다(cf. 15절).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cf. 마 24:42-44, 살전 5:2-3). 그때에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며(cf. 12절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10절).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는 문자적으로 “땅과 그중에 있는 일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발견된다”는 동사는 사법적 의미를 지니며 사람의 일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암시한다(슈라이너).




C. 미래의 날을 위하여 의롭게 살기(3:11-18)

베드로는 세상의 멸망을 상기시키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한다. 거짓 선생들은 종말과 심판을 무시하고 불경건한 삶을 부추겼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cf. 벧전 1:15) “하나님의 날” 간절히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12절의 문자적 의미).

“베드로는 신자들이 경건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경건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과 우리의 기도와 경건이 그분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결코 취소시키지 않는다”(슈라이너, 534).

13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옛 세상의 완전한 소멸과 전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가르치는가? 아니면 옛 세상의 온전한 회복(정화와 갱신)을 가르치는가? 역사적으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전자를 지지했으며 이레나이우스와 오리게네스는 후자를 지지했다. 그 논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의가 있는 곳이며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라는 데에 있다(14절).

15절에서 바울을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바울의 글을 오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16절)로서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주님의 오래 참으심”(15절)을 왜곡하고 주의 강림과 새 창조의 약속을 무시했다(cf. 4절). 이들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며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17절, cf. 1:10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며(cf. 1:2-3, 8) 그분을 향한 송영으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송영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향하며 따라서 송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한다. 영광은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구원과 보존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일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슈라이너, 548-549)









요한일서

성경 해설


요한일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일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과 사도적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거룩한 삶, 형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다. 발신자와 수신자, 인사말을 갖춘 통상적 서신 형식보다 설교와 목회적 권면에 가깝지만, ‘내가 너희에게 쓴다’는 표현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직접 호칭이 반복된다. 공동체를 흔든 거짓 가르침에 맞서 참된 신앙을 교리·순종·사랑이라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표지로 제시하며, 독자들이 영생을 가진 줄 알게 하려는 확신의 책이다(1:1-4; 5:13).




2. 책명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돌려진 세 정경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본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저자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목격자 공동체를 대표하여 증언한다(1:1-3). ‘일서’는 가치의 순위가 아니라 요한이서·요한삼서와 구분하는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초기 교회는 이 편지를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의 글로 받아들였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말씀·생명·빛·진리·사랑·거함·세상·증언 같은 어휘와 대조적 문체, 성육신과 영생에 대한 신학을 깊이 공유한다. 이름이 없다는 이유와 일부 문체 차이만으로 사도적 저작을 부정할 충분한 근거는 없으며, 사도 요한 자신 또는 그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있는 요한 공동체에서 나온 증언으로 보되 전통적 사도 저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유력하고, 연대는 요한복음과 비슷하거나 그 이후인 주후 80–95년경으로 흔히 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첫 독자는 요한이 목회적으로 돌보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체에서 떠난 자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과 형제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2:4, 18-23; 4:1-3). 이들을 2세기의 완성된 영지주의 체계와 곧바로 동일시하기보다, 물질과 성육신을 낮추고 특별한 지식을 자랑한 초기 형태의 거짓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편이 신중하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목적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남은 성도들이 사도적 증언 안에 거하여 기쁨과 거룩, 상호 사랑과 기도의 확신을 누리며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있다(1:3-4; 2:26; 5:13-15).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존 스토트가 강조한 세 표지와 반복·심화되는 구조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1:1-4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목격 증언과 사귐의 목적을 밝힌다. 1:5–2:2은 빛이신 하나님과 죄의 고백, 그리스도의 대언과 화목제물을 다룬다. 2:3-27은 순종과 형제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 적그리스도와 기름부음의 분별을 제시한다. 2:28–4:6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과 사랑, 양심의 확신, 영들을 시험하는 성육신의 기준을 전개한다. 4:7–5:12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나타났으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성령의 증언 안에서 결합됨을 밝힌다. 5:13-21은 영생과 응답받는 기도,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한 중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우상 경계로 끝맺는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주장은 죄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어둠 속에 계속 행하는 삶과 양립할 수 없다.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의 피의 깨끗하게 하심을 의지한다(1:5–2:2). 순종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생명의 표지이며,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향과 습관을 말한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요일 1:5–2:6;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요일 3:4-10).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기준과 근원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사건이다(4:7-10).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사랑은 말과 혀에 머물지 않고 궁핍한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는 행동과 진실로 나타난다(3:16-18; 4:20-21). 성령의 기름부음은 교회의 교사와 성경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개인적 무오성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 안에 거하여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다(2:20-27; 존 스토트, 『요한서신』).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서두를 되울리며,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역사 속에 나타나셨음을 선포한다(1:1-2; 요 1:1-3).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의 의와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나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같아지고 있는 그대로 뵙게 될 소망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2:28–3:3). 새 언약의 약속은 성령의 증언과 마음에 거하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 맺는다. 영생은 미래에만 받는 상이 아니라 아들을 가진 자가 지금 소유하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생명이다(3:24; 5:11-13).




8. 그리스도와 복음

요한일서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다가 참 육체로 나타난 생명의 말씀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1:1-3; 4:2, 9). 의로우신 그는 죄지은 성도를 위한 대언자이고,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될 만큼 충분하고 유일한 죄의 화목제물이시다(2:1-2; 존 스토트, 『요한서신』 요일 2:2). 그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물과 피로 오셔서 참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셨다(1:7; 3:8; 5:6). 복음은 죄를 숨기거나 사랑 없는 정통을 정당화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자녀 삼아 믿음·순종·형제 사랑과 영생의 확신 안에 살게 한다.




9. 읽는 방법

요한의 흑백 대조를 순간마다 완전한 신자와 단 한 번 죄지은 가짜 신자를 나누는 기계적 검사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편지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계속 삶의 지배적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한다(1:8-10; 3:6-10). 믿음·순종·사랑의 세 표지는 서로 보완하며, 구원의 근거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양심이 책망할 때도 하나님은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므로, 민감한 성도를 공포로 몰기보다 회개와 복음의 객관적 약속으로 인도해야 한다(3:19-24; 5:11-13).

‘적그리스도’는 단지 미래의 한 정치인을 알아맞히는 암호가 아니다. 요한은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그 영으로 규정한다(2:18, 22; 4:2-3). ‘영들을 시험하라’는 명령은 체험의 강도나 예언자의 자신감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사도적 말씀을 듣는가, 삶에서 진리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피라는 뜻이다(4:1-6).

<특별 주제: 반복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도가 현세에서 무죄 완전에 도달한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편지가 신자에게 죄의 자백과 그리스도의 대언을 가르치므로, 문맥은 죄를 회개 없이 지속하여 삶의 정체성과 습관으로 삼는 상태를 배제한다(1:8–2:2; 3:6-10; 존 스토트, 『요한서신』;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죄와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지만, 넘어질 때 그리스도께 돌아와 용서와 정결을 구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특정한 한 번의 실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두려워하는 민감한 신자의 실패라기보다, 공동체를 떠난 거짓 교사들처럼 성령의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부인하여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는 배교를 가리키는 견해가 문맥상 유력하다(2:18-23; 4:1-3; 5:6-12, 16-17;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요일 5:16-17;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요한이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기도를 절대 금한다기보다, 형제의 회복을 확신하며 구하는 약속을 완고한 배교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엄중한 제한으로 읽어야 한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요일 5:16-17).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요한일서 서론 및 본문 해설; 존 스토트, 『요한서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요한일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요한일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머리말(1:1-4)

요한서신에는 사적인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제외한 신약 다른 서신들과의 차이점이다.

1절의 “생명의 말씀[로고스]”에서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 즉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메시지로서의 말씀을 의미한다(cf. 행 15:7 “복음의 말씀”). 도리어 2절의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태초부터 있는”과 “함께 계시다가”의 두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성자의 영원하신 선재를 표현한다.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 사도들(“우리”)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생명을 목격하고 증언하였으며 수신자들(“너희”)에게 선포하였다[아팡겔로]. 요한은 서두에서 “보다”라는 동사를 네 번이나 사용하며 그가 직접 본 것의 확실함을 강조한다. 이는 앞으로 다루게 될 가현설 주의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표현이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고 경험했으며 선재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한다. “선포하다”는 뜻의 [아팡겔로]는 위임받은 직권을 가지고 선포함을 의미한다.

요한이 서신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목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영원한 교제[코이노니아]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3절, cf. 요 17:21). “그러므로 복음선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사귐이다. 그러나 심사숙고해 볼 때, 이것은 가장 넓은 범위로서의 구원의 의미인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 성결한 삶, 그리고 교회의 협동(너희로 우리와 ... 있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귐이 영생의 의미이다(요 17:3)”(존 스토트, 82).

4절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쁨[카라]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것이 서신의 목적이다. 다른 사본에는 “너희의”로 나타난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과 독자 모두를 포함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cf. 요 4:36). 이 기쁨[카라]은 복음을 선포의 목표인 사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쁨이다. 복음전도는 사귐을 낳고 사귐은 기쁨은 낳는다.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그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2. 사도적 메시지와 그 도덕적 함의(1:5-2:2)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믿는 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언급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존 스토트는 그의 주석에서 성경에 나타난 빛의 상징적 의미를 논하며 빛이 진리, 깨끗함, 의(사 5:20)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1:6-2:2에서 거짓 선생들의 세 가지 잘못된 주장이 암시된다.


(1)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다는 사실의 부인(1:6-7)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초기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와 같은 도덕적 헤이함을 낳았다. 그들은 사람의 영은 육체의 행위로 더렵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 없다(고후 6:14).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것이다(현재형). “모든 죄(단수)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고의적인 죄뿐 아니라 무의식중에 범해진 죄나 우리의 타락한 성품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죄가 우리의 본성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의 부인(1:8-9)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은 “무죄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성품 가운데 유전되는 죄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용서와 정결케 됨을 얻는 방법이다(cf. 시 32:1-5, 잠 28:13).




(3) 죄가 우리의 행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의 부인(1:10-2:2)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주장은 자신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천적인 면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의적인 거짓말(6절)과 자신을 속이는 일(8절)을 넘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행실 가운데 범죄하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가르침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단자들을 경계하여 그들을 따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 절을 이어간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2:1).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묘사된다. “대언자[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을 돕도록 호출받은 자를 의미하는 법정적 용어이다. “화목제물[힐라스모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4:10).

2장 2절의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표현은 결코 보편 구원론을 말하지 않는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3. 시험기준의 첫째 적용(2:3-27)


(1) 순종, 또는 도덕적 시험(2:3-6)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혹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명령(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알게 되었다(완료형)는 증거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거짓 선생들(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그노시스)으로 계몽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한은 도덕적 열매가 없는 그들의 자기 확신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칼빈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한이 한 말은 율법을 만족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세상에서 그러한 예는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다), 인간의 연약한 능력 범주 안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대한 복종 안에서 엮어나가려고 진력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임을 뜻한다”(존 스토트 주석에서 재인용).




(2) 사랑, 또는 사회적 시험(2:7-11)

요한은 이제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증하는 시험으로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다. 자신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새 계명”이며(그런 의미 “옛 계명”이다) 사도 요한이 창안해 낸 명령이 아니다(cf. 요 13:34).

“참 빛이 벌써 비침”(8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작으로 한 새 시대의 도래를 가리킨다(cf. 요 3:19). 이단자들은 스스로 ‘계명’ 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들이 이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9절).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인 형제 사랑 실천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드러난다.

“증오는 우리의 시계(perspective)를 착란시킨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그릇 판단하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증오하는 법이 없는데, 이것은 그들을 보는 우리의 견해가 증오로 말미암아 벌써 편벽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똑바로 보게 하고 분명하게 사유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전망과 판단과 행동에 균형을 누리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스토트, 125).




(3) 교회에 관한 삽화(2:12-14)

요한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자녀들[테크니아]/아이들[파이디아]”, “아비들[파테르]”, “청년들[네아니스코이]”이라고 부르며 각자에 어울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관해 말한다.

믿음으로 거듭난 “아이들”은 자신이 이미 용서받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안다(12, 14a절). 성숙한 “아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되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안다(13a, 14b절). “청년들”은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군사가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투에 참여한다(13b, 14c절, cf. 4:4, 시 119:9). 모든 동사는 완료형으로 과거 사건의 현재적 결과를 나타낸다.




(4) 세상에 관한 삽화(2:15-17)

이제 요한은 참 성도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들의 어떠함(12-14절)은 자동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지 않는다. 성도는 열심히 유혹과 싸워야 하며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다(cf. 약 4:4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 가치관과 태도를 가리키며(Colin G. Kruse, 101),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타락한 것들,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허세)”을 가리킨다.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5) 믿음, 또는 교리적 시험(2:18-27)

요한은 두 가지 삽화를 끝낸 후 다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험 기준을 제시한다. 요한은 먼저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그 증거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말한다(cf. 살후 2:1-12, 스토트는 마지막 때에 관해 특주를 쓰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며 사람들을 유혹하고(마 24:24),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르침을 전파한다. 요한은 교회 내 활동하던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이 교회에서 나간 것은 우리(교회)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며(2:9, 11)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3:8). 수신자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cf. 1:8, 2:4) 진리를 알기에(21절) 그들을 분별했고, 그들은 교회에서 떠나갔다.

20절에 “모든 것을 안다”는 개역(개정)성경과 KJV의 번역보다는 “모든”을 주격으로 보아 “너희 모두는 안다”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기름부음/관유[크리스마]”는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Colin, cf. 바클레이는 ‘말씀/복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나 존 스토트는 동의하지 않는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진리를 안다. 거짓을 분별할 줄 안다.

22-23절은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밝힌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다(5:1, 5). 적그리스도인 이단들(후대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였으며(4:2), 단지 인간 예수 위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가 십자가 사건 직전에 떠나갔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24-27절 단락에서는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두 가지 보장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24절) 즉 사도들의 가르침(복음)과 “주께 받은바 기름부음”(27절)이다. 기름부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의” 기름부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도는 다른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도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25절, 5:12).






4. 시험기준의 둘째 적용(2:28-4:6)


(1) 도덕적 시험에 대한 상술(2:28-3:10)

참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시험기준을 제시한다.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2:29, 3:7)과 자신을 죄에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이다(3:3, 6). 29절은 28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만큼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파루시아]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3장 1절은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로 설명한다. 자식이 부모의 성품을 닮듯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는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분을 닮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 사랑으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자녀들”[테크나]은 “낳다”[테케인]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 3장 2-3절은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요한은 지금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려는 신학적 의도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윤리적 이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변형에 대해 말을 꺼낸다.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그분과 같아지기를 소망해야 한다.

3장 4-10절은 의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재의 목적과 결부시켜서 설명한다. 4절은 죄의 본질을 설명한다. “불법은 죄의 본질이지 결코 그 결과가 아니다”(스토트). 요한은 죄를 소극적 실패 내지 무관심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로 보았다. 정결한 삶의 첫걸음은 죄의 악한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7절을 근거로 당시 이단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며 계명된 자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도덕실천의 방관자가 되도록 미혹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정복하는” 것이었으며(5절), 범죄하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8절). 그러므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다(6, 9절). 죄를 짓는 자는 자신이 범죄하는 마귀에게 속했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다(8절).

참된 그리스도인(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9절)는 표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요한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완전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미 1-2장에서 만일 누군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1:8), 또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중보자가 있다고 가르쳤다(2:1). 그러므로 요한이 스스로 모순을 일으켜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무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장과 3장의 표면적 모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각 장에서 다른 오류를 공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요한은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여 습관적인 범죄, 뿌리 박힌 틀로서의 범죄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단락 전체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범죄의 불가능성 보다는 그것의 용납불가능성을 논증하고 있다. 만일 불연속적인 범죄들이 그처럼 용납불능이라면 그칠줄 모르는 죄, 곧 ‘하나의 처음 행동이 아닌 하나의 성격, 하나의 굳어진 습성’(웨스트코트)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다”(스토트, 168-169).

9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으로 나뉘는데 콜린은 “성령”으로 이해하며 스토트는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이해한다.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의를 행하는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셨다(마 7:20).




(2) 사회적 시험에 대한 상술: 사랑(3:11-18)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다(cf. 2: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단들이 새로운 교훈을 자랑했다면 요한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로서의(19절) 사랑실천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예로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언급하며(12절) 그를 본받지 말 것을 말한다. 가인은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8절) 사람의 예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13절).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생명이 없고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14-15절). 사랑의 실천은 영생의 소유 여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시험기준이다.

16-18절은 사랑이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즉 자기희생으로 나와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다. “가인의 증오는 살인을 낳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희생을 낳았다”(스토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희생적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cf. 1:5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물질적 섬김은 그 한 예가 된다.




(3) 확신 및 정죄하는 마음에 관한 삽화(3:19-24)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RSV)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23절)을 지키기 때문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진리에 거하는 것이며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19, 24절).

22절은 소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처럼 여겨지곤 하는데 본 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확신)을 갖는 것에 관한 문맥 안에서 읽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그분의 계명(사랑)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요 14:23, 15:10).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아무나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필수불가결한 부대조건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며, 또 지속적인 성결과 사랑의 생활인 것이다”(스토트, 202-203).




(4) 교리적 시험에 대한 상술, 믿음(4:1-6)

요한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널리 펴져 있는 상황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로부터 나온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주의 깊게 시험하라”고 가르친다. 요한이 제시하는 시험의 기준은 분명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2절, cf. 요이 7).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5:26, 16:13-15). 그러나 “미혹의 영”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cf. 2:22, 고전 12:3).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적 이단 케린투스파(Cerintian)는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으며 세례받을 때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가 십자가 사건 직전에 그에게서 떠나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육체 ‘속으로’(into)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in) 오신 그리스도인 것이다(스토트, 210).

4~6절에서 요한은 수신자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이단자들은 세상에 속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사도적 권위를 가진 자들)의 말을 듣는다(cf. 요 8:47, 10:27).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표현(4절)은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떠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2:19).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을 가리키며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 미혹의 영을 가리킨다.






5. 시험기준의 셋째 적용(4:7-5:5)


(1) 사회적 시험에 대한 부연적 상술(4:7-12)

요한은 다시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강조한다(cf. 2:7-11, 3:11-18).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11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19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에서 증명되었다(cf. 롬 5:8).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초유의 그것이 아니며 오직 값없고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랑은 단지 그의 사랑의 한 반영 또는 그에 대한 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스토트, 218).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이는 일이다(12절, cf. 요 13:35).




(2) 교리 및 사회적 시험의 조합(4:13-21)

이 단락은 12절의 내용(“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이다(cf. 3:24).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자신 안에 모시며 자신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15절, cf. 5:7, 요 14:23). 반복되는 가르침 속에서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조건으로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믿음과 사랑을 모두 가능케 하는 것은 오로지 그 거룩한 내주하심이다. 그것들은 그 내주하심의 열매이며, 따라서 그 증거이다”(스토트, 227).

17~21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진리(12절b)를 설명한다. 17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cf. 2: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에 심판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19절) 또한, 형제를 사랑한다(21절).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cf. 1:6, 2:4).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교만이다”(칼빈, 스토트 주석에서 재인용).




(3) 세 가지 시험기준의 조합(5:1-5)

요한이 2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시험기준 즉, 순종, 사랑, 믿음을 제시했다. 3-4장에 이어 그는 5장 첫 단락에서 다시 믿음, 사랑 그리고 순종(계명을 지킴)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데 그 시험기준 사이의 실제적인 연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남(거듭남)”이다. 믿는 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요한은 완료형을 사용하여 그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믿는다”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그 믿음이 거듭남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1절의 “그에게서 난 자”는 문맥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킨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게 된다. 형제 사랑은 그분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3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정서적 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순종이다”(스토트, 234).

4절과 5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세상은 순종(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권세를 의미하며(웨스트코트),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며 성도 안에 거하시는”(4:4) 성령님이시다.






6. 세 가지 증거와 우리의 확신(5:6-17)


(1) 세 가지 증거(5:6-12)

요한은 5장 1절과 5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며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인격을 믿을 수 있게 되는가? 이 단락에서 요한은 그 믿음의 증거와 효력에 관해 설명한다.

6절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토트는 두 가지 성례전을 의미한다는 루터와 칼빈의 해석과 요한복음 19:34-35절과 연관시킨 어거스틴이 견해를 의심하며, 예수의 세례와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터툴리안의 해석을 지지한다. 터툴리안의 해석은 1세기 당시 이단 케린투스파(Cerintian)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그리스도는 세례 시에 예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를 떠났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될 수 있다(cf. 하워드 마샬도 이 해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Colin Kruse는 물을 그리스도의 세례 베푸는 사역으로 피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해한다).

8절의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는 번역은 “이 셋이 (의견이) 일치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이 세 증인을 제시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이 확실한 증인들을 보며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인격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10절).

요한의 결론은 이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자이다(12절).




(2) 그에 따른 우리의 확신(5:13-17)

요한의 수신자들은 이단들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혼란을 겪으며 불안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 기록 목적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사랑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응답(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확신을 심어주려는 것이다(14-15절, cf. 3:22).

“기도는... 우리 뜻을 그의 것에 종속시키기 위하여 규정된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과 연합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이다. 모든 참된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주제의 변형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만을 ‘그가 들으신다’”(스토트, 350-251).

16절은 기도응답의 확신에 관한 적용의 한 예로서 중보기도를 말한다. 한 형제가 죄를 범하여 영적인 위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형제를 구원해주실 것이다(cf. 약 5:15, 20). 단, 제한 사항이 있다.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하며(17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으로 나뉜다. (1) 신성 모독과 같은 고범죄 (2) 거짓 선생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전적인 배교 (3) 성령 훼방 죄(막 3:29). 그러나 세 경우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범할 수 없는 죄들이다. 문제는 요한이 “(믿음의) 형제”가 이러한 죄를 범할 때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스토트는 요한이 16절에서 말하는 “형제”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즉 지역 교회의 멤버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자(거듭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7. 세 가지 확증과 결론적인 권면(5:18-21)

요한 1서의 끝맺음은 특별하다. 마지막 인사말이 아닌 세 번의 큰 확신(“우리가 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현재형) 않는다”는 것이다. 동사의 현재형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속하거나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그리스도)가 그를 지키기 때문이다(cf. AV.는 시나이 사본과 대다수 헬라어 사본을 따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성도)가 자신을 지킨다”라고 번역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따라 한글개역개정처럼 번역하는 것이 낫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지키시므로 “악한 자”는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cf. 시 105:15, 칠십인역).

두 번째 확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사실이다(19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에 이미 포함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 안에 속한 자를 구분한다. 중간 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에게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cf. 요 17:26).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다(20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

서신의 마지막 문장에서 요한은 인사말 대신 마지막 권면을 기록한다. “자녀들아” 부드럽고도 애정이 넘치는 호칭을 마지막으로 사용한다.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성도는 자신을 지켜 우상들에게서 멀리해야 한다. “우상들”은 당시 이교도의 우상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하여(cf. 18절)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cf. 유 21, 24).







요한이서

성경 해설


요한이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이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책 중 하나로, ‘장로’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 진리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도적 고백을 지키고 미혹하는 교사에게 교회의 사역 기반을 제공하지 말라고 권한다. 요한일서의 핵심을 압축하여, 사랑은 계명에 따른 행함이고 분별 없는 관용은 사랑이 아님을 보여 준다.




2. 책명

‘요한이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돌려진 세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본문은 저자의 이름 대신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이는 단순히 지역 교회의 한 직분자라기보다 여러 교회에 인정받은 사도적 연륜과 목회 권위를 나타낸다(1절). ‘이서’는 작성 순서나 가치의 등급을 확정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요한삼서와 구별하기 위한 정경적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며 진리·사랑·계명·거함·미혹하는 자·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요한일서 및 요한복음의 고유한 어휘와 신학을 공유한다. 초기 교회의 수용과 세 요한서신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요한일서와 비슷한 위기 속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며, 주후 80–95년경이 유력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한 신실한 여인과 가족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문안하고 명령이 단수와 복수를 오가는 점을 고려하면 한 지역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의인화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1, 4-5, 12-13절; 존 스토트, 『요한서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순회 교사들이 가정교회의 숙식과 후원을 받아 사역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도 같은 환대를 이용하려 했다. 목적은 교회가 처음부터 받은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거짓 교사의 악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도록 진리의 경계를 세우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3절은 장로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할 은혜·긍휼·평강을 빈다. 4-6절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기뻐하며, 처음부터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걸으라고 권한다. 7-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거짓 교사의 사역을 후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12-13절은 종이와 먹보다 얼굴을 맞대는 교제를 바라며 자매 교회의 문안으로 마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진리는 추상적 명제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도적 복음이며, 사랑은 진리를 희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걷는 삶이다(1-6절). ‘새 계명’은 이전에 없던 윤리를 뜻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 안에서 새롭게 드러난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다. 사랑 없는 정통은 요한의 가르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후원하는 것도 성경적 사랑이 아니다. 은혜·긍휼·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함께 오므로, 아들을 떠나 아버지를 소유할 수 없다(3, 9절).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한다.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육신하신 아들의 오심과 새 계명 안에서 선명해지고, 교회는 한 가족처럼 자매 교회와 문안과 교제를 나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지만, 그 가르침을 넘어간다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9절). 참된 전진은 사도적 복음을 벗어나는 새로움이 아니라 받은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이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관념이나 잠시 몸을 빌린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3, 7절). 성육신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대속과 몸의 부활, 창조의 선함과 구원의 역사성도 무너진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며,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신다. 그러므로 복음적 사랑은 진리를 상대화하지 않고, 육체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거짓 복음의 확산을 막는다.




9. 읽는 방법

편지를 개인에게만 보낸 사적 쪽지로 축소하거나 모든 표현을 교회에 대한 암호라고 지나치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 가정과 지역 교회가 겹쳐 있던 당시 환경을 고려하면 두 견해가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서신의 권면은 분명히 공동체적 책임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사소한 견해 차이나 모든 교리적 오류를 가진 성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적 복음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교사를 가리킨다(7-11절;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특별 주제: 거짓 교사에게 인사하거나 영접하지 말라는 뜻>

10-11절은 불신자·타종교인·교리적으로 미숙한 이웃에게 예의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당시 순회 교사를 집에 영접하고 공식 인사를 건네는 일은 숙식·집회 장소·추천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그의 사역에 참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지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선교자를 교회의 공인 교사로 받아들이거나 그 전파를 실질적으로 후원하지 말라는 뜻이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요이 10-11절;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요이 10-11절).

이 본문을 이단자에 대한 모욕·폭력·사회적 혐오나 가족 관계의 무조건적 단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양 떼를 보호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가르침에 강단·직분·재정·공식 추천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마 5:44; 갈 6:10; 딛 3:10-11). 진리 없는 환대와 사랑 없는 배척을 모두 피하는 것이 요한이 요구한 분별이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요한이서 서론 및 본문 해설; 존 스토트, 『요한서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요한이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요한이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머리말(1-3)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데 그는 요한 1서의 저자와 동일한 사도 요한이다. 장로는 교회의 공적 지위로서 요한의 권위를 입증한다.

수신자로 불리는 “택함을 받은 부녀[퀴리아]”는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킨다기보다 한 지역교회를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5절, cf. 벧전 5:13).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각 교인을 칭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머리말에서 [알레세이아](정관사와 함께 “진리”, 정관사 없이 “진실로”)가 네 번이나 나온다. 이는 요한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과 수신자들과의 사랑은 진리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존속하는 한, 우리의 상호적인 사랑도 지속될 것이다... 교회 연합을 향한 운동을 펼치는 현대 동향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참된 사랑과 연합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 진리를 절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존 스토트, 274).

3절 인사말의 특이한 점은 다른 서신들처럼 기도나 기원 형식이 아닌 선언 형식을 띤다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에이스타이]”라고 강조된다.




2. 메시지(4-11)

5-6절은 요한 1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4절)의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서신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는 7-8절에 잘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적그리스도)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성도는 미혹되어 상(품삯)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진리와 사랑 가운데”(3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9절) 거해야 한다(cf. 초기 영지주의적 이단의 특징에 관해서는 요한 1서 해설서를 참고하라).

10-11절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단들(순회하며 다니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여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교제)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스토트는 이 구절의 균형 있는 적용을 위해 몇 가지를 언급한다. 요한은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공식적인 방문에 대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그들의 거짓 진리 전파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절).




3. 맺는말(12-13)

사도 요한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맺음말은 요한 3서와 비슷하다(요삼 13, 14). “네 자매의 자녀들”은 현재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의 회원들을 가리킨다.







요한삼서

성경 해설


요한삼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삼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책으로,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 목회 서신이다. 순회 복음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환대하는 가이오를 격려하고, 으뜸 되기를 좋아하며 사도적 권면을 거부한 디오드레베의 권력 남용을 책망하고, 데메드리오를 추천한다. 작은 지역 교회의 실제 갈등을 통해 진리는 바른 고백뿐 아니라 환대·섬김·공적 책임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함을 보여 준다.




2. 책명

‘요한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돌려진 세 정경 서신 가운데 세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요한이서와 동일하게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며, 수신자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밝힌다(1절). ‘삼서’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세 요한서신을 구별하기 위한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요한이서와 같은 ‘장로’라는 자기 호칭, 진리 안에서 행함·사랑·증언·얼굴을 마주한 교제를 강조하는 어휘와 문체, 초기 교회의 수용을 고려하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보던 말년에 요한이서와 가까운 시기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주후 80–95년경으로 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낯선 형제들까지 환대하여 교회 앞에서 사랑을 인정받은 신자였다(3-6절). 당시 순회 복음 사역자는 여관의 위험과 이교적 환경을 피해 성도의 숙식·여행비·추천에 의존했으므로 환대는 복음 전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영향력 있는 디오드레베는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받아들이려는 성도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다(9-10절). 목적은 가이오가 두려움 없이 선한 사역자를 계속 돕고 데메드리오를 받아들이며, 교회가 독점적 권력보다 진리와 공적 증언을 따라 행하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1-4절은 장로가 가이오의 영혼과 범사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에 기뻐한다. 5-8절은 가이오가 낯선 형제들에게 베푼 신실한 환대를 칭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간 이들을 합당하게 전송하여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라고 권한다. 9-10절은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악한 말과 환대 방해, 출교 남용을 공개적으로 다룰 것을 밝힌다. 11-12절은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라 권하며 모든 사람과 진리 자체가 증언하는 데메드리오를 추천한다. 13-15절은 직접 만나 이야기할 소망과 평강의 문안으로 마친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요한삼서에서 ‘진리 안에서 행함’은 교리를 정확히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복음 사역자를 사랑으로 환대하고 필요한 길을 마련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교회는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간 이들을 지원함으로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된다(5-8절).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표지이고, 악을 지속하는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을 드러낸다(11절). 재정·공간·추천과 같은 일상적 자원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권위는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섬겨야 한다.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 충돌이 아니라 으뜸 되기를 좋아하고 사도적 권면을 거부하며 악한 말로 비방하고 환대하는 성도에게 출교를 행사한 데 있다(9-10절).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진리 자체와 사도의 증언을 받는다(12절). 지도자의 권위는 직함이나 영향력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선한 열매와 공동체의 검증 아래 있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환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객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언약적 윤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길을 떠난 복음 사역자를 돌보는 교회의 환대로 이어진다(창 18:1-8; 신 10:18-19; 요삼 5-8절). 새 언약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역의 폐쇄성이 아니라 진리를 함께 섬기는 형제자매의 교제로 연결된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증언에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이며, 그 동역은 장차 완성될 나라의 평강과 교제를 미리 보여 준다.




8. 그리스도와 복음

순회 사역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으며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가리킨다(7절). 그들은 복음을 상품처럼 팔거나 이방인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값없이 증언했고, 성도는 이들을 지원하여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었다. 복음은 지도자가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받은 은혜로 낯선 형제를 가족처럼 섬기게 하는 소식이다. 장로도 멀리서 권력만 행사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여 평강과 교제를 회복하려 한다(13-15절).




9. 읽는 방법

가이오의 건강과 범사의 평안을 비는 2절을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해야 한다는 ‘번영 복음’의 보증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고대 편지에서 자연스러운 안부 기도이며, 본문의 강조는 가이오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되고 있다는 데 있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요삼 2절;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요삼 2절). 또한 환대 명령은 추천과 검증을 없애는 무조건적 후원이 아니다. 요한이서가 거짓 교사를 후원하지 말라고 하고 요한삼서가 진실한 사역자를 도우라고 하므로, 교회는 교리·삶·공동체의 증언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별 주제: 디오드레베와 교회 권력의 남용>

디오드레베가 장로인지 다른 직분자인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지만, 편지를 무시하고 순회 형제를 거부하며 그들을 받으려는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을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은 분명하다. 그의 핵심 죄는 ‘으뜸 되기를 좋아함’이며,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사도적 책임과 공동체의 환대를 억압했다(9-10절; 존 스토트, 『요한서신』 요삼 9-10절;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요삼 9-10절).

이 본문은 모든 지도력이나 교회 권징을 불신하게 하지 않지만, 직분자가 비판을 막고 정보를 독점하며 비방·출교·재정을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공개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보여 준다. 요한은 소문만으로 정죄하지 않고 직접 가서 그의 행위를 지적하겠다고 하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는 공동체와 진리의 복수 증언을 제시한다(10, 12, 14절;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개혁주의 교회정치는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이시며 직분자의 권위는 말씀 아래 있는 봉사적·치리적 권위라고 고백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30장).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요한삼서 서론 및 본문 해설; 존 스토트, 『요한서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요한삼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요한삼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가이오에게 보내는 메시지(1-8)

요한 2서와 3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한 2서는 교회 공동체(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반면,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등장한다(고전 1:14, 롬 16:23, 행 19:29, 행 20:4). 그러나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다. 어쨌든, 가이오는 그 당시 지역교회에 잘 알려진 교회지도자였을 것이다.

2절의 축복과 소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범사의 형통과 건강이 “영혼의 잘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영혼의 잘됨”은 형통과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해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다(cf. 엡 1:3).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형통과 건강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

“내 자녀들”(4절)은 가이오가 대표로(혹은 장로로) 있는 교회의 회원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나의”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나 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기에 요한은 가이오를 비롯한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요한은 가이오와 그의 교회가 순회전도자들(“나그네”)을 잘 대접한 것을 칭찬하며 격려한다(5절). 요한 2서가 거짓 선생들을 영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요이 11) 것을 경고했다면, 3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환대할 것을 권하며 이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8절, cf. 마 10:41).




2. 디오드레베에 관한 메시지(9-10)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간” 순회 전도자들을 박대한 한 인물을 언급한다.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대조되는 인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방하며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노골적으로 사도인 요한의 지시(글)를 비방하며 스스로 “으뜸이 되기”(직역하면, “자신을 제일 먼저 내세우기”)를 원했다. 그는 사도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을 도리어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어떤 주석가는 디오드레베가 감독으로서 ‘속 사도적인’ 권위에 안달 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요한의 대처는 분명하다. 그가 그 교회에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생각나게 할”(“공개적으로 책망할” RSV) 것이라고 말한다.

“이기심은 모든 관계를 망친다.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비방하고 선교사들을 외면하였으며, 성실한 신자들을 쫓아내었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을 사랑하여 으뜸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적인 허영심이 오늘날 모든 지상 교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쟁의 근저를 여전히 이루고 있다”(스토트, 307).




3. 데메드리오에 관한 메시지(11-12)

요한은 다시 한번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며 디오드레베가 행한 것 같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다음 절(12절)에서 소개할 데메드리오의 행위같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한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cf. 마 7:16).

데메드리오(혹은 데마)라는 이름은 사도행전(19:23)과 바울서신(골 4:14, 몬 24, 딤후 4:10)에 언급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사도적 신조(Apostolical Constitution)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를 빌라델비아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우리)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4. 맺는말과 인사(13-15)

전하고 싶은 내용은 많으나 직접 만나서 말해 주고 싶다는 표현은 요한 2서와 비슷하다. “평강이 네게 (있기를)”이라는 인사말은 부활 사건 후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히브리식 인사다(cf. 요 20:19, 21, 26). 요한은 교회의 형제들을 “친구[필로스]”로 표현하며 가이오에게는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인사하라고 권한다. 성도 간의 교제는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관계에 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다서

성경 해설


유다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유다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마지막 책으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에 맞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하는 짧고 강렬한 목회 서신이다(3-4절). 구약의 심판 사건과 당시 유대 문헌에 알려진 사례, 생생한 자연 비유와 사도들의 예언을 사용하여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자의 결말을 경고한다. 그러나 공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능히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마친다.




2. 책명

책명은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게서 왔다(1절). 그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혈연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 ‘유다’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으나, 잘 알려진 야고보를 별도 설명 없이 언급한 점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역한 사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동생이며 야고보서 저자의 형제인 유다가 가장 타당하다(마 13:55; 고전 9:5).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물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보는 전통적 견해가 자연스럽다. 겸손한 자기소개, 팔레스타인 유대 배경과 구약·유대 전승에 대한 친숙함, 사도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권위 있게 전달하는 태도가 이 견해와 잘 맞는다(17-18절;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서론;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서론). 기록 연대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거짓 교사가 이미 침투했고 독자들이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할 수 있었던 주후 50–80년 사이가 제안된다. 베드로후서와의 문학적 관계 및 베드로의 순교 연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더 좁은 연대가 달라지므로 한 해를 단정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 지역은 명시되지 않지만, 출애굽·광야 세대·타락한 천사·소돔과 고모라·가인·발람·고라와 유대 전승을 별도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의 애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성적 방종의 구실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익을 위해 아첨했다(4, 8, 12, 16절). 유다는 본래 공동의 구원에 관해 쓰려 했으나 위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수호하도록 긴급히 권면했다(3절). 목적은 논쟁 자체를 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가르침과 생활을 분별하고 흔들리는 이들을 지혜와 긍휼로 구하게 하는 데 있다.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토머스 R. 슈라이너의 구조를 따라 작성했다. 1-2절은 부르심을 받고 사랑과 보호를 받는 성도에게 긍휼·평강·사랑을 빈다. 3-4절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이유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를 제시한다. 5-16절은 불신한 광야 세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소돔과 고모라, 미가엘과 마귀, 가인·발람·고라, 에녹의 예언과 여러 비유를 통해 거짓 교사의 성격과 심판을 밝힌다. 17-23절은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의심하거나 위험에 빠진 이들을 분별 있게 긍휼히 여기라고 권한다. 24-25절은 성도를 지키고 흠 없이 세우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다.




6. 핵심 주제와 신학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개인의 주관적 확신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맡겨진 복음의 진리 전체를 가리킨다(3절). ‘단번에’는 교회가 시대마다 표현을 다듬고 오류에 답하는 일을 막지 않지만, 새 계시를 주장하여 사도적 복음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음을 뜻한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폭력이나 모욕이 아니라 바른 고백과 거룩한 삶, 교회적 분별과 흔들리는 자를 구하는 사랑으로 수행한다.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게 한다(4, 20-23절).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과 성도의 책임은 함께 놓인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1, 20-21절). 마지막 송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세우심을 확증한다(24-25절). 개혁주의의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방심을 허용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 은혜가 경고·기도·공동체의 돌봄과 인내를 통해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고백이다.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유다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은 광야 세대, 정해진 자리를 떠난 천사, 소돔과 고모라를 나란히 놓아 언약 공동체의 외적 특권이 불신앙을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5-7절). 가인·발람·고라의 길은 예배의 왜곡, 탐욕과 거짓 예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이 반복되는 언약적 배교의 유형이다(11절). 하나님은 불경건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기다린다(21절). 구속사의 종착점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는 것이다(24절).




8.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주,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와 주님, 마지막 날 긍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1, 4, 21절). 5절은 중요한 고대 사본에서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읽히며, 이 독법은 유다가 출애굽의 주를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높은 기독론을 보여 준다(ESV·NA28 본문;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유 5절;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유 5절). 다만 ‘주께서’ 등 사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심판받을 죄인을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하는 은혜다.




9. 읽는 방법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는 명령을 모든 사소한 견해 차이에 대한 공격, 인신 비방이나 강압의 허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다가 겨냥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리와 생활이다. 동시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한다는 이유로 흔들리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본문은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위험에 빠진 자를 구하되 죄에 물들지 않도록 두려움과 분별을 가지라고 한다(22-23절).

천사·꿈·초자연적 권세에 관한 표현을 바탕으로 영적 세계의 세부 지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미가엘조차 마귀에게 독자적으로 모욕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다는 대조의 핵심은, 거짓 교사의 교만하고 무지한 비방을 책망하는 데 있다(8-10절). 영적 전쟁에서 성도는 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 권위를 과장하여 사탄에게 명령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영적 성숙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특별 주제: 유다서의 외경·유대 전승 사용>

유다서 9절의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은 현존하지 않는 『모세의 승천』 관련 전승과 연결되고, 14-15절은 『에녹1서』 1:9을 인용한다(오리게네스, 『원리론』 3.2.1; 『에녹1서』 1:9; 리처드 보컴, 『유다서·베드로후서』 유 9, 14-15절). 또한 6절의 타락한 천사 설명은 창세기 6장에 대한 당시 유대 해석과 가까운 면이 있다. 유다는 독자가 아는 자료를 사용하여 교만한 배교와 확실한 심판을 논증했다.

정경 저자가 어떤 문헌의 한 진술을 참되고 유용한 것으로 인용했다고 해서 그 문헌 전체가 영감된 정경이 되지는 않는다. 바울도 이방 시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그 작품 전체를 성경으로 선언하지 않았다(행 17:28; 딛 1:12). 유다서의 정경성은 『에녹1서』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아래 사도적 교회가 받은 유다서 자체의 권위에 있다(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따라서 배경 자료는 본문의 뜻을 밝히는 데 활용하되, 성경과 같은 권위로 교리를 세우거나 천사 세계의 세부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




10. 참고 자료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유다서 서론 및 본문 해설;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리처드 보컴, 『유다서·베드로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유다서 부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유다서 서론을 참고하였다.






1. 서문(1:1-2)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소개한다. 저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유다서의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마 13:55)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보컴).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와 동일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소개하지 않고 그분의 종으로 소개하기를 기뻐한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는 타이틀은 수신자들에게 유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분명한 권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혹은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한다. 유다는 수신자들에 관한 어떤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는 삼중적 언어는 특별하다. 보통은 인사말에서 “은혜”가 언급되지만 유다는 특별히 “긍휼”을 강조한다. 이는 후에 22-23절에서 긍휼히 여기라는 권면에서 다시 강조된다.




2. 기록 목적(1:3-4)

3절에서 서신의 목적이 드러난다. 유다는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짧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한다(21절). 그리고 그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질 것을 확신한다(1, 24절). 17절은 성도들에게 “(전통으로) 전달된” 믿음(즉 전통적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서 온 것임을 확인해 준다.

4절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전승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이단자들(“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며 불경건을 조장한다. 이들은 “주재이신”([데스포테스], 벧후 2:1)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단들의 침입이 예언되었던 것이며 그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할 것을 확인시킨다. 이들의 판결이 “미리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5-7절과 11절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cf. 에녹1서 67:10 “그러므로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몸의 방탕함을 믿고 주의 영을 부인한다”).




3. 침입자에 대한 심판(1:5-16)

이 단락은 심판의 주제로 인클루지오를 이룬다(5-7절, 14-16절).

(1) 하나님의 심판(1:5-10)

5-7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역사적인 예(출애굽-광야, 홍수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제시하며 모형론적으로 경고한다. 여기에 인용된 예들은 유대 전통(시락서, 마카비3서, 납달리의 유언, 희년서, 미쉬나, 다마스커스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5절의 “주께서”(“예수께서”가 바른 읽기다-슈라이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는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당시 애굽에서 구출된 모든 사람이 거듭난 성도(“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신 29:4)였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멤버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성도의 견인 주제는 베드로후서에서도 다루었다(베드로후서 2장 1절 등 해설서 참고할 것). “경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수단 중 하나이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소홀히 한다”(토마스 슈라이너, 612).

6절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에녹 1서를 비롯한 유대 전통 안에서 일관되게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cf. 자세한 내용은 슈라이너의 주석을 참고할 것). 그러나 유다가 유대 전통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7절의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는 6절의 천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한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7절)는 표현은 동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8절부터는 심판이 확실한 세 가지 죄를 언급하며(“육체를 더럽히는” 성적인 죄,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 영광 즉 천사를 모욕하는 일) 지금 교회의 이단자들이 받을 심판의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천사를 모욕하는 일과 연관하여 9-10절에서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단자들은 천사장 미가엘(단 12:1, 계 12:7)도 넘지 않은 권위를 함부로 넘으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여 멸망을 자초한다. 어떤 면에서 이단자들이 천사들을 모독했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슈라이너는 이단자들이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며 악한 천사들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cf. 고전 6:3, 벧후 2:10-11).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변론(9절) 이야기는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하지만 무엇이 맞다고 전적으로 지지하기 힘들다.

(2) 화 있을진저(1:11-13)

11절에서 유다는 가인, 발람, 고라의 예를 들며 이단자들의 최후를 선언한다. 가인은 시기와 악행의 본보기라 말할 수 있으며, 발람과 고라는 언급된 대로 탐욕(16절, cf. 벧후 2:15)과 반역의 본보기가 된다.

12절에서는 이단자들을 배를 파선시키는 숨겨져 있는 암초와 자신만 배불리는 거짓 목자(cf. 겔 34:2, 8)로 묘사한다. “유다서는 수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고 경고한다. 애찬에 참석한 사람 중 일부는 사랑이 가득한 척하면서도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가르침과 생활방식을 숨기는 위험한 위선자들이었다”(슈라이너, 693).

이어서 12-13절에서는 네 가지 자연의 예로 이단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처음 두 가지는 그들의 약속이 열매 맺지 못함(cf. 잠 25:14)을 비난하며, 다음 두 가지는 그들의 부끄러운 삶(cf. 사 57:20)과 불안정을 보여 준다.

(3) 에녹의 예언(1:14-16)

에녹의 예언은 지금의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이 처음부터 정해졌음을 강조한다(cf. 4절). 본문은 에녹 1서 1:9을 인용한다. 그러나 에녹 1서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제외하고 어떤 종교 그룹에서도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다서가 정경이 아닌 문헌을 인용했다고 해서 유다서의 정경성이 의심받거나 에녹 1서가 영감받은 문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바울이 사도행전 17:28에서 아라투스(Aratus, Phaenomena 5)를, 디도서 1:12에서 에피메니데스(Epimenides)를 인용한 것과 비슷하다.




4. 신자들에 대한 권면(1:17-25)

“이 단락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은 청중에게 초점을 맞춘다. 첫째, 수신자들은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 한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7-19절). 둘째, 수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20-21절). 셋째, 수신자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임박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슈라이너, 655).

(1)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1:17-19)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 사도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cf. 행 20:29-30).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이들의 등장에 놀라지 말고 분별하며 경계해야 한다. 이단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연”(육)에 속한 자들이며 교회 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

(2)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1:20-21)

여기서 명령형은 “지키라”는 동사 하나이며 나머지 동사(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며)는 분사 형태이다. 처음 두 분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세 번째 분사는 시간적 의미로(“기다리는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좋다.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며 믿음, 사랑, 소망의 개념이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존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거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이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신자들의 책임을 없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성경적 긴장을 잘 나타낸다. 한편으로,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교를 피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버리지 않는다”(슈라이너, 665).

(3) 반대자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1:22-23)

알렉산드리아 사본(Alexandrinus, A)은 “논쟁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로 읽힌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라”가 더 넓은 사본 전통의 지지를 받는다. 성도는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의심하는 혹은 흔들리는 자들과 그 가르침에 빠져 가는 자를 긍휼히 여겨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그러나 죄가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더럽히고 얼룩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긍휼에는 두려움과 미워함이 함께해야 한다”(슈라이너, 673-674).

(4) 송영(1:24-25)

많은 편지가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반면 유다서는 송영으로 마무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마지막 날까지 능히 보호하시며 그 영광 앞에 흠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10 예언서]







묵시문학·요한계시록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성경의 묵시적 계시는 다니엘·스가랴와 여러 예언서의 환상에서 중요한 형태로 나타나며 요한계시록에서 신약 정경의 장엄한 결말에 이른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이라는 세 성격을 함께 가진다(계 1:1-4; 22:7). 따라서 비밀 연대표나 상징 사전이 아니라 실제 1세기 교회에게 주어진 목회적 말씀이며, 창세기부터 이어진 창조·언약·출애굽·왕국·성전의 이야기를 최후 심판과 새 창조로 완성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묵시문학은 환상, 천상 장면, 상징적 인물과 동물, 숫자와 우주적 흔들림을 통해 눈에 보이는 역사 뒤의 영적 실재를 드러낸다. 상징은 현실을 흐리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우상숭배적 권력이 짐승과 바벨론임을 폭로하고, 보좌와 어린양이 참된 역사의 중심임을 보게 한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본 계시를 구약의 언어와 이미지로 전했으며, 첫 독자는 황제숭배·경제적 압력·거짓 가르침과 박해 또는 타협의 위험에 있던 일곱 실제 교회였다. 묵시는 역사를 부정하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의 참 의미와 종말을 해석하는 예언적 증언이다(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묵시문학 장; G. K. 빌, 『요한계시록』 서론).




3. 전체 흐름

성경의 묵시적 환상은 대체로 땅의 위기에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고, 짐승 같은 제국의 제한된 때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대조하며, 고난받는 성도에게 현재의 충성을 요구한다. 다니엘의 네 나라와 인자, 스가랴의 말과 뿔과 두루마리, 감람산 말씀의 우주적 표상은 요한계시록의 용·짐승·바벨론·새 예루살렘을 읽는 정경적 문법을 제공한다. 반복과 재현, 대조와 절정은 묵시 환상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므로 장면을 언제나 촬영된 시간 순서처럼 읽을 필요는 없다. 먼저 이러한 장르의 흐름을 익힌 뒤 각 환상의 위치와 배열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4. 핵심 신학

묵시적 계시의 핵심은 역사의 이중 시야다. 땅에서는 제국과 폭력이 승리하는 듯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기한을 정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 상징적 짐승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권력을, 성도와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공동체를 나타낸다. 묵시는 악의 실재와 심판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은 교회가 우상숭배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와 증언과 인내로 살게 하는 근거다.




5. 그리스도와 복음

구약 묵시에서 사람 같은 이는 짐승 같은 나라들과 대조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권세를 받고, 신약은 이를 고난 뒤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단 7:13-14; 막 14:62). 십자가는 세상 권력의 승리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죄와 사탄을 무장 해제한 하나님의 승리이며, 부활과 승천은 최종 심판과 새 창조의 보증이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이 전하는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비밀 지식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양을 따라 충성하면 부활하신 왕의 나라와 새 창조에 참여한다는 공개된 소망이다.




6. 읽는 방법

상징은 먼저 본문이 직접 풀이하는 의미, 같은 환상 안의 기능, 구약에서의 사용, 첫 독자의 역사적 상황 순서로 살펴야 한다. 같은 상징도 문맥에 따라 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와 색과 방향에 고정된 사전을 만들지 않는다. 예언적 시간 표현은 임박성과 지연, 반복되는 교회 시대와 마지막 절정을 함께 고려하고 날짜 계산의 재료로 삼지 않는다. 묵시는 정보를 많이 아는 독자보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린양을 따르는 예배자를 만들려는 말씀이다. 세부 견해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 몸의 부활, 최후 심판과 새 창조라는 정경의 분명한 결론을 중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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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성경 해설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성경 정경의 마지막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이다(1:1-4; 22:7). 상징과 환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와 역사의 종말을 드러내는 묵시이지만, 미래의 암호표나 공포를 위한 비밀문서가 아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죽임당하고 살아나신 어린양이 역사를 다스리며, 짐승 같은 제국과 바벨론이 심판받고 충성된 증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보여 주어 모든 시대 교회를 예배와 분별과 인내로 부른다.




2. 책명

헬라어 첫말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진 것을 ‘벗겨 보임’, 곧 계시를 뜻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상상에서 나온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들에게 보여 주신 계시라는 뜻이다(1:1). 영어 제목 Revelation도 단수이며, 흔히 말하는 ‘계시록들’이 아니다. 책은 자신을 계시·예언·서신으로 함께 제시한다. 묵시의 상징은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선전 뒤에 있는 짐승의 본질과 고난받는 교회의 참된 하늘 지위를 폭로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요한’이라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밧모섬에 있었다고 말한다(1:1, 4, 9; 22:8). 2세기 이레나이우스와 초기 전승은 그를 사도 요한으로 보았으며, 요한복음과 문체 차이가 있어도 장르·상황·필사 조력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어 사도 저작을 배제할 결정적 근거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도미티아누스 말기인 주후 95년경을 유력하게 보지만, 네로 말기와 예루살렘 멸망 전후인 60년대설도 있다(이레나이우스, 『이단 반박』 5.30.3; G. K. 빌, 『요한계시록』 서론). 정확한 연대를 한 해로 확정하지 않되, 일곱 교회가 1세기 로마 제국과 황제숭배·지역 종교·경제적 타협의 압력 속에 있던 실제 공동체임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첫 독자는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의 교회들이었다. 일부는 박해와 빈곤을 견뎠고 일부는 우상 제물과 성적 타협, 거짓 교사, 영적 무기력과 부요함의 자기기만에 빠졌다(2–3장). 로마의 정치·경제·종교 질서는 황제와 도시의 신들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거부한 신자는 배제와 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목적은 사건 날짜를 계산하게 하기보다 교회가 어린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2:10; 12:11).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보좌와 어린양이 주권자이며 성도의 기도와 눈물과 순교가 잊히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배하게 한다(G. K. 빌, 『요한계시록』;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계시록』).




5. 전체 구조와 흐름

본 해설은 세부적으로 G. K. 빌의 구조를 따르고, 리처드 보컴이 주목한 네 번의 ‘성령 안에서’ 환상 전환을 보조 표지로 사용했다. 1:1-8은 서론, 1:9–3:22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 4–5장은 하늘 보좌와 두루마리를 여는 어린양이다. 6:1–8:5의 일곱 인, 8:6–11:19의 일곱 나팔, 12:1–15:4의 여자·용·두 짐승과 성도의 싸움, 15:5–16:21의 일곱 대접은 교회 시대의 고난과 보호와 심판을 반복하면서 최후를 향해 강도를 높인다. 17:1–19:21은 음녀 바벨론의 몰락과 어린양의 혼인 및 왕의 승리, 20장은 천년과 최후 심판, 21:1–22:5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22:6-21은 결론이다. ‘성령 안에서’ 본 음녀와 신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대조는 책의 윤리적 선택을 선명하게 한다(리처드 보컴, 『예언의 절정』).




6. 핵심 주제와 신학

계시록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의 승리다. 죽임당한 어린양은 유다의 사자이시며, 폭력으로 왕권을 얻지 않고 자기 피로 각 나라에서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두루마리를 여신다(5:5-10). 교회도 짐승의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언을 따라 진리와 인내와 자기희생으로 이긴다. 예배는 계시록의 심장이며, 창조주와 구속주께 드릴 경배를 국가·시장·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배교의 본질이다. 심판은 변덕스러운 파괴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피 흘린 자를 신원하고 피조세계를 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다.

인·나팔·대접을 완전히 연속하는 21가지 사건표로만 볼 필요는 없다. 각 연속은 전쟁·기근·죽음·우주적 흔들림과 최종 심판을 반복하여 보여 주며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된다(G. K. 빌; 윌리엄 헨드릭슨).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치며 증언하도록 보호하지만, 보호는 육체적 고난 면제가 아니라 최종 구원에서 잃지 않으심을 뜻한다. 144,000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서로 다른 구원 계급보다 전투 중 계수된 언약 백성과 승리하여 예배하는 같은 백성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는 견해가 설득력 있다(계 7장; G. K. 빌, 『요한계시록』 7장).




7.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의 이야기를 새 창조로 완성한다. 출애굽의 재앙과 어린양, 시내산의 제사장 나라, 다윗의 메시아 왕, 다니엘의 인자와 짐승, 에스겔의 성전과 생명수, 이사야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 어린양은 자기 피로 새 언약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을 가진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한 백성이 완성됨을 보여 준다(1:5-6; 5:9-10; 21:12-14). 에덴에서 잃은 생명나무와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고 성전 자체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며 그 얼굴을 보는 종들이 영원히 왕 노릇하기 때문이다(22:1-5).




8. 그리스도와 복음

계시록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충성된 증인, 땅의 왕들의 통치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으로 선포한다(1:5, 17-18; 5장). 그의 피는 죄에서 해방하고 열방 가운데 새 백성을 사며, 고발자를 이긴다(1:5; 5:9; 12:10-11). 백마 탄 왕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짐승의 권세를 심판하고, 신부를 정결하게 하여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인도한다. 복음의 결말은 영혼이 물질 세계를 떠나는 탈출이 아니라 부활과 최후 심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의 임재다. 성령과 신부는 목마른 자를 값없이 생명수로 초청하며,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한다(19:6-9; 21:1-5; 22:17, 20).




9. 읽는 방법

계시록을 현대 뉴스·국가·정치인·바코드·백신·기술에 즉시 대응시키거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책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구약 배경과 1세기 일곱 교회의 상황, 본문이 직접 해석하는 상징을 살피고 환상 전체의 중심에서 세부를 읽어야 한다. 숫자도 언제나 문자적 통계나 언제나 같은 상징으로 기계화하지 않는다. ‘이 책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한다’는 경고는 정직한 번역과 본문 연구를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 예언을 왜곡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언약적 경고다(22:18-19).

짐승과 바벨론은 특정 한 인물·도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숭배와 경제적 복종을 요구하는 제국적 권력의 반복되는 형태를 드러내고 최종 적그리스도적 집중을 바라본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악마화하며 폭력으로 맞서거나 특정 정당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고, 우상숭배적 충성·착취·사치와 타협하지 않는 증언으로 싸운다. ‘자칭 유대인’과 ‘사탄의 회당’도 모든 유대 민족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박해한 특정 대적자의 언약적 주장에 대한 판단이므로 반유대주의에 사용할 수 없다(2:9; 3:9).

<특별 주제: 계시록의 주요 해석 방법>

역사주의는 환상을 교회사 연속 사건에 대응시키고, 과거주의는 1세기 예루살렘·로마와 첫 독자의 의미를, 미래주의는 재림 직전의 최종 환난과 심판을, 이상주의는 교회 시대에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와 악의 싸움을 강조한다. 각 방식에는 통찰과 한계가 있으며, 모든 종말 사건을 주후 70년에 끝내는 완전 과거주의와 첫 독자의 의미를 지우는 극단적 미래주의는 피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33장; 그랜트 R. 오스본, 『요한계시록』 서론). 본 해설은 1세기 배경, 교회 시대의 반복,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성취를 함께 보는 수정된 이상주의적·구속사적 절충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G. K. 빌, 『요한계시록』; 리처드 보컴, 『요한계시록 신학』).

<특별 주제: 천년왕국의 세 견해>

전천년설은 재림 뒤의 특별한 천년 통치를, 후천년설은 복음의 광범위한 역사적 승리 뒤의 재림을, 무천년설은 천년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와 하늘 통치의 상징으로 본다(계 20:1-6; 앤서니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조지 E. 래드, 『마지막에 관한 것들』). 개혁주의 안에도 견해 차이가 있으나 세대주의의 이스라엘·교회 분리와 환난 전 비밀 휴거는 언약신학과 긴장이 크다. 본 해설은 반복 구조와 20:4의 ‘영혼들’을 고려하여 무천년적 해석에 무게를 두되, 어떤 견해도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몸의 부활·최후 심판·새 창조라는 공통 고백보다 앞세우지 않는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33장; G. K. 빌, 『요한계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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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롤로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계시 (1:1–8)


1. 계시의 성격과 복 있는 독자 (1:1–3)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한다. 여기서 “계시 또는 묵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시록은 소수의 사람만 풀 수 있는 비밀 암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구속 계획과 역사의 참모습을 교회에 밝혀 주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전해 주시는 계시라는 뜻을 함께 담는다(1:1; 롬 16:25; 고전 14:6).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1:1; 22:6). “알게 하다”에 쓰인 [세마이노]는 표적을 통하여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환상과 상징을 중요한 전달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 준다. 이 표현은 다니엘 2:28–30, 45의 배경을 이어받지만, 다니엘에게 먼 훗날의 일로 봉인되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종말 안에서 드러났음을 강조한다(행 2:16–17; 단 12:4; 계 22:10).

요한은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모든 것”이라고 증언한다(1:2). 이 세 표현은 서로 다른 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계시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한다. 계시록은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다(1:3). “예언”[프로페테이아]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데만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현재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종말의 순서를 계산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1:3; 22:7; 눅 11:28).

“때”[카이로스]가 가깝다는 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1:3). 이는 모든 예언이 요한 당대에 즉시 끝난다는 뜻도 아니고, 이천 년 뒤의 마지막 세대에게만 적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므로 결정적인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교회는 그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뜻이다(막 1:15). 그래서 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의 실제 형편에 주어진 목회적 예언이면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




2. 삼위 하나님의 인사와 그리스도의 구원 (1:4–8)

요한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1:4). 일곱 교회는 실제 역사 속의 교회들이지만, 일곱이라는 수의 완전성과 대표성 때문에 모든 시대의 보편 교회를 함께 가리킨다. 은혜와 평강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보좌 앞의 “일곱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1:4–5). 이 인사는 성부·성령·성자의 사역을 함께 보여 준다.

성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14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사야의 선언을 떠올리게 한다(사 44:6; 48:12).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지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뜻보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강조한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일곱 천사라기보다 충만하고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가장 자연스럽다(1:4; 4:5; 5:6; 슥 4:2–7). 이는 한 성령을 일곱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빠짐없이 역사하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완전한 활동을 상징한다. 따라서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사신’으로 낮추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1:5). 이 세 호칭은 그분의 증언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권을 하나로 연결한다. 특히 “먼저 나신 이”는 단순히 먼저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다(시 89:27; 골 1:18).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역사의 참된 주권자이시다.

요한은 곧바로 그리스도께 송영을 올린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1:5–6; 출 19:6; 벧전 2:9). 교회는 장래에만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속에서도 충성된 증언으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한다. 황제숭배의 압력을 받던 교회에 이 송영은 분명한 고백이었다. 영광과 능력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선언은 다니엘 7:13과 스가랴 12:10을 결합한다(1:7). 이 구절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한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결하는 과거주의 해석도 있지만, “땅의 모든 족속”과 계시록 전체의 결말을 고려하면 그 사건에만 한정하기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일들을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재림과 최종 심판을 바라본다고 이해하는 것이 균형 있다. 그를 찌른 자들의 애통이 회개인지 심판 앞의 두려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누구도 그분의 왕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신 전능자이시다(1:8). 계시록의 첫 단락은 두려운 사건의 목록보다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의 크기보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아야 한다.






II. 교회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1:9–3:22)


1. 인자 같은 이의 환상 (1:9–20)

요한은 자신을 특별한 영적 영웅으로 내세우지 않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한다(1:9).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밧모섬에 있었으며, 교회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 환난·나라·인내는 분리되지 않는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나라에 참여하지만, 그 나라는 충성된 증언과 인내를 통하여 드러난다(행 14:22; 빌 1:29). 예수님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까지 순종하셨고, 요한과 교회는 그 길을 따른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1:10). 원문의 [엔 프뉴마티①]는 계시록의 중요한 환상 전환 표현으로 4:2, 17:3, 21:10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요한은 뒤에서 울리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1:10–11). 이 도시들은 실제 교통망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고 황제숭배와 사회·경제적 압력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형편은 시대마다 교회가 마주하는 충성과 타협의 문제를 대표한다.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먼저 본 것은 일곱 금 촛대였고, 그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1:12–13; 단 7:13). 촛대는 일곱 교회를 뜻한다(1:20). 교회가 빛의 근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세워졌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촛대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가운데 거니신다는 점이다. 그분은 교회의 수고와 고난과 타협을 모두 아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판단하고 바로잡으신다.

발까지 내려오는 옷과 가슴의 금띠,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서로 떨어진 외모의 정보가 아니다(1:13–15). 이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존엄과 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판단, 견고한 권세와 압도적인 위엄을 함께 드러낸다. 특히 흰 머리털은 다니엘 7:9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인자 같은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으로, 그분의 신적 영광을 나타낸다. 오른손의 일곱 별은 교회가 그분의 권세와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 주며,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 선 검은 그분의 말씀이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뜻한다(1:16; 사 11:4; 49:2). 해처럼 빛나는 얼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요한은 그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1:17).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선언은 이 환상의 중심이다(1:17–18). 성부께 사용된 처음과 마지막의 칭호가 성자께도 적용되어 그리스도의 신적 동등성을 드러낸다(1:8; 22:13; 사 44:6).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이제 죽음과 죽은 자들의 영역까지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순교의 위협 앞에 선 교회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해야 할 권력은 로마가 아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계시록을 단순히 과거·현재·미래의 세 부분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기록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1:19; 1:1; Beale, Revelation, 1:19).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1:20). [앙겔로스]가 각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키는지,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는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어느 쪽이든 메시지가 실제 교회에 전달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고 그분 앞에 책임을 진다는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다.




2.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2:1–7)

2–3장의 일곱 메시지는 일반적인 사신보다 구약 선지자의 언약적 권고에 가깝다. 각 메시지는 1장의 환상에서 가져온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제시하고, “내가 안다”는 선언으로 칭찬과 책망을 시작하며, 회개하라는 명령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으로 나아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반복은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을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도 성자와 성령의 긴밀한 사역을 보여 준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큰 항구도시이며 아데미 신전과 황제숭배의 중심지였다.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했고 거짓 교훈의 위험을 경고했다(행 19장; 20:28–30).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밝혀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했다(2:2–3). “행위들”[엘곤], 수고, 인내가 모두 칭찬을 받는다. 니골라당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버가모의 발람 교훈과 함께 언급되는 점을 보면 우상숭배와 성적 타협을 정당화한 집단으로 보인다(2:6, 14–15).

그러나 바른 교리와 많은 수고가 사랑 없는 충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2:4).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지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인지, 또는 복음 증언의 열정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서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형제사랑과 세상을 향한 충성된 증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엡 1:15; 고전 13:3; Beale, Revelation, 2:4–5). 주님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계속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행하라고 명하신다(2:5).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자리와 증언을 잃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2:7; 22:2). 죄로 잃어버린 에덴의 생명이 새 창조 안에서 회복된다는 약속이다. 교회의 승리는 힘으로 경쟁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다.




3.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2:8–11)

서머나는 황제숭배와 경제적 번영으로 이름난 도시였다. 그리스도인은 황제숭배를 거부함으로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하신다(2:8; 1:17–18). 죽음의 위협을 받는 교회가 들어야 할 첫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정체이다.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요했다(2:9; 3:17과 대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모든 유대인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박해에 가담한 특정 대적자들을 가리키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장을 그들의 행동이 부정한다는 언약적 판단이다. 교회는 이 구절을 반유대주의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지만 고난을 피하리라는 약속도 없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게 하고 그들이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2:10). 이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받은 사건을 떠올리며, 고난이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단 1:12–15). “장차”를 나타내는 [멜로]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옴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약 1:12).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2:11; 20:6, 14). 첫째 죽음이 성도의 몸을 해칠 수 있어도 부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최종 심판인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교회의 안전은 고난을 전혀 만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 속한 데 있다(1:18; 마 10:28).




4. 타협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2:12–17)

버가모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여러 이방 신전과 황제숭배가 강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다. “사탄의 보좌”가 제우스 제단이나 황제숭배 신전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핵심은 버가모가 사탄의 세력이 문화와 권력을 통하여 강하게 활동하던 곳이라는 데 있다. 그리스도는 그런 도시에 사는[카토이케오] 교회의 형편을 아셨고, 사탄이 사는[카토이케오] 곳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들을 칭찬하셨다(2:13). “나의 충성된 증인”[말튀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러나 외부 박해를 견딘 교회 안에 내부 타협이 들어왔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뜨렸듯이, 어떤 이들은 우상제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가르쳤다(2:14; 민 25:1–3; 31:16). 니골라당의 교훈도 같은 방향의 타협을 가리킨다. 당시 무역조합과 도시 축제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성적 부도덕이 뒤따를 수 있었고, 참여를 거부하면 경제적·사회적 배척을 받을 수 있었다(Beale, Revelation, 2:14–15). 그러나 생존을 위한 압력도 우상숭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주님은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납한 교회 전체에 “회개하라”고 명하신다(2:16). 교회는 공동체 안의 파괴적인 거짓과 타협에 대해 책임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입의 검, 곧 진리와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1:16). 박해자만이 교회의 적이 아니라,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버리게 하는 타협도 적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주어진다(2:17).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언약궤 안의 만나를 떠올리며, 우상 제물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메시아의 잔치를 가리킨다. 흰 돌은 무죄 판결의 표인지 잔치 입장권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 이름과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새로운 신분과 친밀한 관계를 상징한다(3:12; 사 62:2; 65:15). 세상의 축제에서 배제되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2:18–29)

두아디라는 여러 무역조합이 발달한 상업도시였다. 조합의 모임과 축제가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계와 충성 사이에서 압력을 받았다.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던 도시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다(2:18).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시다(2:23).

주님은 그들의 행위[엘곤]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셨다. 더욱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2:19). 이는 수고는 많았으나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와 대조된다. 그러나 두아디라에는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도 진리를 거스르는 교훈을 분별하고 막는 일이 부족했다. 사랑과 진리는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교회가 용납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왕비의 이름을 빌린 상징적 호칭일 수 있다(왕상 16:31–34; 21:25–26). 그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꾀어 음행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2:20).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가 거부하자, 그가 죄를 짓던 침상을 질병과 심판의 침상으로 바꾸겠다고 경고하신다(2:21–23). “용납하다”[압히에미]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사랑이 아님을 보여 준다. 개인적 잘못은 용서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가르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눅 17:3–4; 마 18:15–17).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가진 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신다(2:24–25; 행 15:28–29). 이기며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2:26–27). 시편 2편에서 메시아께 주어진 철장 권세에 성도도 참여한다(시 2:8–9; 단 7:18, 22; 딤후 2:12). “새벽 별”을 주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새벽 별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이다(2:28; 22:16; 민 24:17). 교회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마침내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6. 살아 있다는 이름만 가진 사데 교회 (3:1–6)

사데는 부유하고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방심 때문에 여러 차례 정복된 역사가 있는 도시였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다(3:1). 죽은 교회를 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과 교회를 손에 붙드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강조된다.

사데 교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3:1–2). 외적인 명성과 활동이 참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깨어” 죽어 가는 남은 것을 굳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테레오] 회개해야 한다(3:2–3).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기서 ‘오심’은 최종 재림을 배제하지 않지만, 먼저 불순종한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징계하시는 방문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사데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3:4). 그들은 우상숭배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으로 남았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며,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다(3:4–5; 마 10:32–33; 눅 10:20). 이는 참된 성도를 구원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위협보다, 끝까지 이기는 자의 구원을 확증하는 약속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회의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이다.




7.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3:7–13)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다(3:7). 이사야 22:22에서 왕궁의 열쇠를 맡은 관리가 열고 닫는 권한을 가졌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주권적으로 여닫으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그분께 있다(1:18). 어떤 인간 집단도 그리스도께서 여신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테레오]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3:8). 적은 수나 낮은 사회적 지위는 실패의 표시가 아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 이것이 선교의 기회를 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을 뜻할 수도 있으나, 문맥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교회의 출입과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데 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대적자들은 마침내 교회 앞에 엎드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3:9; 사 43:4; 49:23). 이는 교회가 사람의 숭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척받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다는 뜻이다.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주님도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서 그들을 지키신다(3:10). 이를 시험 자체의 면제로 볼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보존하시는 보호로 볼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요한복음 17:15과 계시록 전체의 고난 신학을 고려하면,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보장보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에 무게를 둘 수 있다(Beale, Revelation, 3:10; Osborne, Revelation, 3:10).

주님은 속히 오시므로 그들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3:11).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다시 나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는다(3:12; 사 56:5; 겔 48:35). 지진과 배척으로 불안정했던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영속성과 시민권의 약속이다.




8.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3:14–22)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검은 양모 산업, 의료로 부유한 도시였으며 큰 지진 뒤에도 외부 원조 없이 재건할 만큼 자부심이 강했다. 그러나 물 사정은 좋지 않았고 수로를 따라 들어온 물은 미지근하고 불쾌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알케]으로 말씀하신다(3:14). [알케]는 예수님이 최초로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과 주권적 시작이라는 뜻이다(요 1:3; 골 1:15–18).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다(계 1:5; 21:5).

라오디게아는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해 내고 싶어 하시는 상태였다(3:15–16). 뜨거운 물과 찬물은 각각 치료하고 생기를 주지만,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다. 따라서 “차갑다”를 불신앙, “뜨겁다”를 열정으로만 나누어 차라리 불신자가 되라는 뜻으로 읽기보다, 그들이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렀다는 책망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3:17). 궁핍하지만 실제로 부요했던 서머나와 정반대이다(2:9).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그에게서 사서 참으로 부요해지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발라 영적 실상을 보라고 권하신다(3:18). 금과 옷과 안약은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던 산업을 뒤집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결과 의와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이 책망은 버림받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3:19; 잠 3:12; 히 12:6). 그리스도는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함께 먹겠다고 약속하신다(3:20).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불신자 개인에게 보내는 전도 초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실상 교회 밖에 세워 둔 라오디게아 공동체에 교제의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물론 그 부름에는 각 사람이 듣고 응답해야 할 책임도 포함된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3:21; 눅 22:28–30). 세상에서는 적은 능력과 궁핍과 배척을 겪을 수 있지만, 충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 일곱 메시지 전체에서 승리는 고난과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의 증언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III.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양 (4:1–5:14)


1. 하늘 보좌와 창조주의 통치 (4:1–11)

일곱 교회의 불안정한 현실 뒤에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본다(4:1). 처음 들었던 나팔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데이]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고 한다(1:1; 4:1). 요한은 곧 “성령 안에”[엔 프뉴마티②] 있게 되고, 하늘에 놓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본다(4:2). 이 환상의 초점은 종말 사건의 세부 순서를 미리 보는 데 있지 않고, 땅의 혼란 위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하지 않고 벽옥과 홍보석의 빛,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그 영광을 표현한다(4:3; 겔 1:26–28). 보석은 시내산과 제사장의 흉패, 에덴과 새 예루살렘을 함께 떠올리며,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노아 언약과 창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킨다(창 9:12–17; 출 24:10; 28:17–20; 계 21:11, 18–20). 심판의 보좌를 언약의 무지개가 둘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변덕스러운 파괴가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한 통치임을 보여 준다.

보좌 둘레의 스물네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다(4:4). 이들이 천상적 존재인지 영화롭게 된 성도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스물네 제사장 반열과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함께 떠올리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전체를 대표하여 예배하는 천상적 회의로 이해할 수 있다(대상 24장; 계 21:12–14; Beale, Revelation, 4:4). 그들이 받은 흰옷과 면류관과 보좌는 일곱 교회에 약속된 상급과도 연결된다(2:10; 3:5, 21).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와 뒤이어 올 심판을 나타낸다(4:5; 출 19:16; 계 8:5; 11:19; 16:18). 보좌 앞의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스가랴 4장의 일곱 등불과 성령으로 성전을 회복하시는 약속을 배경으로 한다(슥 4:2, 6, 10). 성령께서 교회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에스겔의 수정 같은 궁창과 성전의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4:6; 겔 1:22; 왕상 7:23–26).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은 사자·송아지·사람·독수리 같은 모습을 하고 눈과 날개가 가득하다(4:6–8; 겔 1:5–18; 사 6:2–3). 각 피조물의 대표인지 구체적인 천상 존재인지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살피며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여 예배하고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임은 분명하다(Osborne, Revelation, 4:6–8).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찬양한다(4:8; 사 6:3).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한다. 만물이 그분의 뜻으로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다(4:9–11).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요구하던 황제도 창조주 앞에서는 한 피조물일 뿐이다. 교회가 현실을 바로 보려면 먼저 하늘의 예배를 보아야 한다. 역사는 로마나 어떤 제국의 보좌가 아니라 창조주의 보좌에서 다스려진다.




2. 두루마리와 이기신 어린양 (5:1–7)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기록되고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다(5:1; 겔 2:9–10; 단 12:4).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집행하는 언약적 문서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열어 역사를 완성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디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자 요한은 크게 운다(5:2–4). 인간의 지혜와 권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장로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여실 것이라고 말한다(5:5; 창 49:9–10; 사 11:1, 10). 그러나 요한이 돌아보아 발견한 승리자는 사나운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이다(5:6). 어린양은 죽임당했으나 서 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뜻이다. 유월절 어린양과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결합되며,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악을 이긴 결정적 승리임을 보여 준다(요 1:29; Beale, Revelation, 5:5–6).

어린양의 일곱 뿔은 완전한 권능을,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한다(5:6; 슥 4:10). 부활하여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행 2:33). 어린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은 인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통치권을 받는 다니엘 7:13–14를 반영한다(5:7). 6장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과정이다.




3. 어린양께 드리는 새 노래 (5:8–14)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그 앞에 엎드린다(5:8). 그들은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시 141:2; 계 6:9–10; 8:3–4). 땅에서 박해받는 교회의 기도가 하늘 예배 가운데 보존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언제까지입니까?”라는 탄원도 믿음 없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새 노래로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노래한다. 어린양이 죽임을 당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사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5:9–10; 출 19:6; 계 1:6). 구원받은 공동체는 한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는 다양한 백성을 한 나라와 제사장 공동체로 만들며, 그들은 땅 위에서 또는 땅을 다스리게 된다. 사본에 따라 동사 시제에 차이가 있지만, 성도가 이미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면서 장차 완전한 통치를 기다린다는 계시록 전체의 흐름은 분명하다.

“새 노래”는 새 창조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사 42:10; 계 14:3). 천천만만의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치고,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께 영원한 찬송을 드린다(5:11–14; 단 7:10). 성부께 드린 창조주의 찬양이 성자께도 드려짐으로 어린양의 신적 존귀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 찬양은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만 부를 노래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부른다. 창조의 주권이 심판과 구속의 주권의 토대이며, 어린양의 구속은 타락한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Beale, Revelation, 4:11–5:14). 성도는 영광의 확실성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롬 8:18), 죽임당한 어린양을 따르는 충성된 증언으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다.






IV. 일곱 인: 심판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6:1–8:5)


1. 네 기수와 제한된 심판 (6:1–8)

죽임당한 어린양이 첫 네 인을 떼실 때 네 생물이 차례로 “오라”고 외치며 말과 기수들이 등장한다(6:1–8). 이 장면은 스가랴 1장과 6장에서 온 세상을 순찰하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말들을 배경으로 한다. 기수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면류관과 칼과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신적 수동태의 반복은 재난과 악한 세력까지 하나님의 한계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흰 말의 기수는 활과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6:2). 이를 19장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정복 전쟁이나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어지는 세 기수가 모두 재앙을 가져오고 넷째 기수가 앞선 재앙을 종합한다는 점에서는, 첫째 기수도 정복과 제국주의적 폭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다만 흰색과 “이기다”라는 표현 때문에 해석은 열어 둘 필요가 있다(Osborne, Revelation, 6:1–2; Mounce, Revelation, 6:1–2).

붉은 말의 기수는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다(6:3–4). 이는 전쟁과 내란뿐 아니라 충성된 증인을 죽이는 폭력까지 포함할 수 있다. 검은 말의 기수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 또는 보리 석 되라는 음성이 들린다(6:5–6).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하루 양식을 구할 만큼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불균형이 닥친다는 뜻이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은 심판이 아직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 주거나, 가난한 사람의 기본 양식은 부족한데 일부 사치품은 남는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다.

청황색 또는 창백한 말의 기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하데스]가 뒤따른다(6:7–8). 그들은 칼과 흉년과 사망과 들짐승으로 땅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를 받는다. 이는 우상숭배한 백성에게 경고된 언약의 심판을 반영한다(레 26:18–28; 겔 14:21). 사분의 일이라는 제한은 심판이 엄중하지만 아직 최종적이지 않으며,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어린양이 인을 떼신다는 사실은 죽음이 그분과 대등한 세력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증한다(1:18).




2.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때 (6:9–11)

다섯째 인이 열릴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지킨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프쉬케]을 본다(6:9).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 쏟아졌듯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과 증언으로 묘사된다(레 4:7). 그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외친다(6:10; 시 79:10; 슥 1:12).

이 기도는 개인적 원한의 복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이름의 신원을 구하는 탄원이다.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실 수 없으며, 순교자의 피를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박해받는 교회에 위로가 된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지고,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쉬라는 응답을 받는다(6:11). 하나님께서 순교를 즐기시거나 임의의 숫자를 채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이 허용되는 기간과 구속 역사의 완성이 그분의 정하신 때 안에 있다는 묵시적 표현이다.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3. 어린양의 진노와 마지막 날 (6:12–17)

여섯째 인이 열리자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어지며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진다(6:12–14). 이 장면은 특정 지진이나 천문 현상 하나를 암호처럼 예고하기보다, 구약이 “여호와의 날”과 제국의 몰락을 묘사할 때 사용한 우주적 언어를 결합하여 최종 심판의 규모를 보여 준다(사 34:4; 64:1–2; 욜 2:31; 막 13:24–25).

왕과 권력자와 부자와 장군, 종과 자유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굴과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덮어 달라고 한다(6:15–16; 사 2:10–21; 호 10:8). 세상에서 지위와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던 사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 앞에서는 함께 무너진다. 온유한 희생 제물인 어린양의 “진노”는 낯설게 들리지만,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의 백성을 죽인 악에 대한 거룩한 정의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이 다음 장을 준비한다(6:17; 욜 2:11). 답은 자기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양의 피로 씻은 자이다.




4. 인 맞은 십사만 사천 (7:1–8)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7:1). 이는 시간 순서상 긴 중단이라기보다 심판 가운데 누가 설 수 있는지 설명하는 삽입 환상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명한다(7:2–3; 겔 9:4–6). 인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나타내며, 신약의 성령의 인 치심과도 연결된다(고후 1:22; 엡 1:13; 4:30; 계 14:1; 22:4).

이 보호는 성도가 전쟁이나 박해나 육체적 죽음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다음 환상에서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며, 짐승은 성도와 싸워 육체적으로 이길 수 있다(7:14; 13:7).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영적 속임이 그들의 믿음과 최종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마 10:28; 벧전 1:5).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깊은 보호는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인을 받은 수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씩, 모두 십사만 사천 명이다(7:4–8). 지파 목록은 구약의 어느 명단과도 정확히 같지 않다. 유다가 맨 앞에 오고, 단은 빠지며, 레위와 요셉이 포함되고 에브라임 대신 요셉의 이름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를 혈통적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명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열둘 곱하기 열둘 곱하기 천이라는 수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전체가 완전하게 계수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다(Beale, Revelation, 7:4–8). 민수기의 인구조사처럼 전쟁에 나갈 군대를 계수하는 배경도 있으므로, 십사만 사천은 어린양을 따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된다(민 1:2–3; 31:4; 계 14:1–5;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5. 모든 민족에서 나온 큰 무리 (7:9–17)

요한은 십사만 사천의 수를 “들은” 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다”(7:9).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다.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를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계시록에서 들은 것과 본 것이 같은 실체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를 고려하면, 지상에서 계수된 전투하는 교회와 하늘에서 승리한 보편 교회를 두 관점으로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5:5–6; Beale, Revelation, 7:4–9).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계수되며, 요한의 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셀 수 없는 다민족의 무리이다(창 13:16; 15:5; 22:17–18).

큰 무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고, 모든 천사와 장로와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한다(7:10–12). 한 장로는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설명한다(7:13–14). “큰 환난”을 마지막 직전의 특별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본문은 일곱 교회가 이미 겪는 환난과 모든 시대 교회가 통과하는 고난을 포함하여 마지막의 격렬한 환난까지 바라볼 수 있다. 피에 씻어 옷이 희어진다는 역설은 그들의 정결과 승리가 자기 순교의 공로가 아니라 대속하신 어린양의 피를 믿고 붙든 데서 온다는 뜻이다(Beale, Revelation, 7:14).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7:15). 다시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으신다(7:16–17). 이사야 49:10과 25:8의 포로 귀환 약속이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소망으로 성취된다. 아직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는 하늘의 보장된 결말을 미리 본다.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린양의 피로 씻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다.




6. 일곱째 인과 성도들의 기도 (8:1–5)

어린양이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다(8:1). 이 침묵은 정확한 시간을 재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모든 소리가 멎는 엄숙한 기다림이다(합 2:20; 슥 2:13; Beale, Revelation, 8:1).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하늘의 침묵 또는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과 연결할 수도 있다(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이어 하나님 앞에 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8:2).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을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린다. 향의 연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뒤, 천사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는다(8:3–5; 출 30:1–10; 시 141:2; 겔 10:2).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6:9–10의 “언제까지입니까?”라는 탄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되는 장면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억지로 행동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운 계획 속에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뜻이다. 핍박받는 교회의 기도는 무력한 말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이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된다.






V. 일곱 나팔: 경고의 심판과 교회의 증언 (8:6–11:19)


1. 처음 네 나팔과 피조세계의 심판 (8:6–13)

일곱 나팔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나팔과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 임재를 알린다(출 19:16–19; 수 6:8–20). 처음 네 나팔은 땅·바다·강과 샘·하늘의 광명체를 차례로 친다. 이는 처음 네 인과 일곱 대접의 배열과도 닮았으며, 출애굽 재앙을 새롭게 사용하여 우상숭배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다.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나무와 풀의 삼분의 일이 불탄다(8:7; 출 9:22–25; 욜 2:30). 둘째 나팔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생물과 배의 삼분의 일이 파괴된다(8:8–9). 이를 특정 화산 폭발로 한정하기보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른 배경과 출애굽의 피 재앙을 함께 보아야 한다(렘 51:25; 출 7:17–21). 제국과 상업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모습은 18장에서 더 분명해진다.

셋째 나팔에는 “쑥”이라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 물을 쓰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다(8:10–11). 쑥은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거짓 가르침에 따르는 쓰디쓴 심판을 상징한다(신 29:18; 렘 9:15; 23:15). 이 별을 운석이나 바벨론을 대표하는 타락한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의 물이 된다는 데 있다. 넷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져 빛이 줄어든다(8:12; 출 10:21–23; 사 13:10; 욜 2:10). 창조의 빛을 거부한 세상은 어둠의 결과를 맛본다.

각 재앙이 “삼분의 일”에 제한된 것은 아직 최종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공중의 독수리는 남은 세 나팔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 번 화가 있다고 외친다(8:13; 호 8:1).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단순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보다 땅의 질서와 우상을 자기 집으로 삼은 완고한 세상을 가리키는 계시록의 반복 표현이다(13:8; 17:8).




2. 다섯째 나팔: 무저갱의 메뚜기 (9:1–12)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아뷔소스]의 열쇠를 받는다(9:1). 이 별을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와, 무저갱을 열도록 위임받은 선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눅 10:18; 계 20:1).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존재의 정확한 신원보다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악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조차 그리스도의 권세 밖에 있지 않다(1:18).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전갈 같은 권세를 받는다(9:2–3). 이들은 자연의 풀과 나무를 먹는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다섯 달 동안 괴롭힌다(9:4–5; 7:3).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의 기간도 제한된다. 사람들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한다(9:6). 악이 약속하는 자유와 생명이 결국 그 추종자 자신을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심판의 역설이다.

메뚜기의 전쟁 말 같은 모습, 면류관 같은 것,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 철 흉갑, 병거 소리와 전갈 꼬리는 하나하나 현대의 헬리콥터나 무기로 바꾸어 읽을 암호가 아니다(9:7–10). 요엘 1–2장의 메뚜기 군대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한 침략군의 특징을 결합하여 악한 군대의 위협과 기괴함을 극대화한다. 그들의 왕은 무저갱의 천사이며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루온, 곧 “파괴자”라 불린다(9:11). 사탄의 나라는 결국 파괴밖에 낳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영적 생명은 그 세력이 빼앗지 못한다.




3.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의 네 천사와 회개하지 않는 세상 (9:13–21)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 앞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한다(9:13–14). 제단에서 명령이 나온다는 점은 이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연결됨을 암시한다(8:3–5). 결박되었다가 파괴를 위해 풀려나는 점에서 이들은 악한 천사들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정해진 “그 년 월 일 시”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9:15).

유브라데는 로마 세계의 동쪽 경계이자 침략군이 넘어오는 전통적인 방향이었다. 이만만의 마병대와 불·연기·유황, 사자 같은 머리와 뱀 같은 꼬리는 실제 파르티아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역사적 군대에 한정되지 않는 악마적 전쟁과 죽음을 묘사한다(9:16–19; 창 19:24). 그들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파괴는 폭력뿐 아니라 거짓말과 기만이 사람을 죽이는 힘임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 삼분의 일이 죽지만 심판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더 두려운 결말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목석의 우상과 귀신을 계속 섬기며, 살인과 복술[파르마케이아]과 음행과 도둑질을 버리지 않는다(9:20–21; 시 115:4–8).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 출애굽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처럼, 심판 그 자체가 자동으로 회개를 낳지는 않는다.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4. 열린 작은 두루마리와 요한의 사명 (10:1–11)

요한은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10:1). 그 모습이 1장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계시록이 일관되게 그를 천사라고 부르고 그가 창조주를 두고 맹세하므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를 반영하여 파송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10:5–6; Osborne, Revelation, 10:1). 그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두어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함을 나타낸다(10:2).

천사가 사자처럼 외치자 일곱 우레가 말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10:3–4). 계시록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신 비밀도 남아 있다(신 29:29; 단 12:8–9). 성경이 침묵하는 종말의 세부를 추측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천사는 영원하신 창조주를 두고 맹세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나팔 때 선지자들에게 복음으로 알리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10:5–7; 단 12:6–7; 암 3:7). 이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기다리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10:8–10; 겔 2:8–3:3; 렘 15:16).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승리의 약속이기에 달지만, 그 안에 심판의 메시지와 선지자가 감당할 고난이 담겨 있기에 쓰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받아 자기 안에 소화해야 하며, 듣기 좋은 부분만 골라 전할 수 없다.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받는다(10:11). 계시의 전달은 하나님에게서 어린양을 거쳐 천사와 요한과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함께 증언한다.




5. 측량된 성전과 두 증인 (11:1–14)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11:1; 겔 40:3–5; 슥 2:1–5). 이 성전을 마지막 때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견해와 주후 70년 이전의 성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성전과 촛대로 묘사하고, 측량의 대상에 “예배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1:20; 3:12; Beale, Revelation, 11:1–2). 측량은 크기를 조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고 영적으로 보호하는 행위이다.

바깥뜰과 거룩한 성은 이방인에게 주어져 마흔두 달 동안 짓밟힌다(11:2). 이는 교회의 내적·영적 생명은 보호받지만 외적인 몸과 역사적 삶은 박해에 노출된다는 역설을 보여 줄 수 있다. 마흔두 달, 천이백육십 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모두 삼 년 반에 해당하며, 다니엘서에서 악이 한정된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이는 때를 배경으로 한다(단 7:25; 12:7; 계 12:6, 14; 13:5). 이를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 전체로 볼지 마지막의 집중된 환난으로 볼지에는 견해가 갈리지만,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께 정해지고 단축되어 있다는 핵심은 같다(마 24:22).

하나님의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불린다(11:3–4; 슥 4:11–14). 두 증인을 마지막 때 나타날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촛대가 이미 교회를 뜻하고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는 율법의 기준이 배경에 있으므로, 왕적·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증언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본문 전체와 잘 맞는다(신 19:15; 계 1:20; Beale, Revelation, 11:3–13). 미래의 특별한 두 증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본문을 교회의 현재적 사명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Osborne, Revelation, 11:3–13).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 하늘을 닫는 권세, 물을 피로 바꾸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반영한다(11:5–6; 왕상 17:1; 왕하 1:10–12; 출 7:17–21). 이는 교회가 문자적으로 불을 내리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다(렘 5:14). 교회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충성된 예언과 증언이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아뷔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인다(11:7). 짐승은 그들의 사명을 끝내기 전에는 제거할 수 없다. 시체는 상징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큰 성,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의 거리에 놓인다(11:8). 예루살렘·로마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전체의 특징이 결합된다. 세상은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만 삼 일 반 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일어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11:9–12; 겔 37:5–10).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승리함을 상징한다.

큰 지진으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칠천 명이 죽으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11:13). 이를 참된 회개로 보는 견해와 심판 앞의 강제적 인정으로 보는 견해가 갈린다. 16:9에서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반대 표현을 고려하면 증언을 통한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지만, 두려움과 영광 돌림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충성된 증언이 패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증언을 신원하신다는 사실이다.




6. 일곱째 나팔과 완성된 나라 (11:15–19)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라는 큰 음성이 들린다(11:15). 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처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과 승천으로 왕이 되셨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반대 세력이 제거되고 그 통치가 공개적으로 완성된다. 과거형 표현은 미래의 성취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선포한다.

스물네 장로는 엎드려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고 왕 노릇 하셨음을 감사한다(11:16–17).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선지자와 성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할 때가 왔다(11:18; 시 2:1–6). 인간의 탐욕과 폭력이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난다(11:19). 잃어버린 지상의 언약궤를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와 약속의 신실함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이다.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증인들을 죽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소유하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기도와 증언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짐승이 성도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믿음과 최종 승리를 빼앗을 수 없다(벧전 1:5; 계 12:11).






VI. 용과 두 짐승에 맞선 어린양의 백성 (12:1–15:4)


1. 여자와 아이와 붉은 용 (12:1–17)

12장은 앞선 심판 환상 뒤에서 움직이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 준다. 하늘에 나타난 큰 표적은 해를 입고 달을 발아래 두며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이다(12:1). 여자를 마리아 개인으로만 보거나 민족적 이스라엘과 교회 가운데 하나로만 제한하기보다, 메시아를 낳고 그 후에도 박해받는 언약 백성전체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와 달과 열두 별은 요셉의 꿈을, 해산의 고통은 시온이 구원을 낳는 선지서의 약속을 떠올린다(창 37:9–10; 사 26:17–18; 66:7–9; 미 4:9–10; 5:2–5).

또 다른 표적은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왕관을 가진 큰 붉은 용이다(12:3). 그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이다(12:9; 창 3:1; 계 20:2).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다니엘 7장의 제국적 짐승들을 반영하고, 왕관은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방하여 정치 권력 뒤에서 왕 노릇 하려 함을 보여 준다. 꼬리로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 던진 장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다니엘 8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상징할 수도 있다. 본문만으로 사탄의 최초 타락 과정과 천사의 정확한 비율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용은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며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다(12:4–5; 시 2:8–9). 아이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환상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부활·승천까지를 짧게 압축하여, 사탄의 모든 공격이 실패하고 메시아가 보좌에 오르셨음을 보여 준다. 여기의 들려 올라감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천이백육십 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토포스, τόπος]에서 양육받는다(12:6).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신 장소이다.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은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다(12:7–9; 단 10:13, 21; 12:1). 이를 사탄의 최초 타락이나 마지막 때의 한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어지는 해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으로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졌음을 가리킨다(12:10; 요 12:31–32; 골 2:14–15;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h. 3; Beale, Revelation, 12:7–12). 미가엘의 승리는 땅에서 어린양이 이루신 승리의 천상적 표현이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지만 하나님 법정에서 성도를 정죄할 근거를 잃었다(롬 8:33–34).

성도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을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12:11). 승리의 근거는 자신의 의나 용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이다. 그 승리는 복음을 붙들고 증언하며, 필요하면 죽음까지 감수하는 충성으로 나타난다. 사탄의 주된 무기는 속임과 고발이다. 그는 성도를 낙심시켜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자기 행위의 의를 의지하게 한다. 교회는 어느 길도 따르지 않고 어린양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서며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짧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기 때문이다(12:12). 용은 여자를 박해하지만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는다(12:13–14; 출 19:4; 신 32:11–12). 뱀이 홍수 같은 물을 토해 여자를 휩쓸려 하지만 땅이 물을 삼킨다(12:15–16; 출 15:12; 사 43:2). 출애굽과 광야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박해와 거짓 교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심을 보여 준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러 간다(12:17). 여자와 남은 자손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로 엄격히 분리하기보다, 하늘에 신분을 둔 보편 교회와 땅에서 실제로 싸우는 개별 성도들의 두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용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패한 용이 짧은 시간 동안 어린양의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2.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1–10)

용이 바닷가에 서자 바다에서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 올라온다(12:18–13:1). 표범·곰·사자의 특징을 합친 모습은 다니엘 7장의 네 제국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짐승은 한 개인을 가리키는 적그리스도적 통치자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배후의 더 넓은 실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과 국가 권력, 반복되는 세계 제도이다. 요한의 첫 독자에게 그 직접적인 모습은 로마 제국과 황제 권력이었으며, 마지막에는 더욱 집중된 적그리스도적 권세로 나타날 수 있다(Beale, Revelation, 13:1–10; Osborne, Revelation, 13:1–10).

용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13:2). 짐승의 한 머리는 죽임당한 듯했으나 치명상이 낫고 온 땅이 놀라 그를 따른다(13:3). 이 장면은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당시의 소문을 반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죽임당했다가 살아난 어린양을 악이 모방하는 모습이다(5:6; 13:14).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게 절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말한다(13:4). 이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라는 하나님 찬양을 짐승에게 돌리는 신성모독이다(출 15:11).

짐승은 큰 말과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과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는다”(13:5–7; 단 7:8, 21, 25).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하늘에 장막 친 자들을 모독하고 성도와 싸워 외적으로 이긴다. 그러나 그 권세는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며 기간도 제한된다. “하늘에 장막 친 자들”은 땅에서도 박해받지만 하나님 임재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짐승은 몸을 죽일 수 있어도 그들의 하늘 시민권과 최종 구원을 파괴하지 못한다.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다(13:8). “창세로부터”가 “죽임당한 어린양”을 수식하는지 “기록된 이름”을 수식하는지는 문법적으로 논의되지만, 17:8과의 평행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을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뜻에 무게를 준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행 2:23; 벧전 1:19–20). 이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의 인내를 없애지 않고 가능하게 한다. 잡히고 칼에 죽을 상황에서도 성도는 보복의 칼을 들기보다 믿음으로 견딘다(13:9–10; 렘 15:2; 마 26:52).




3.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 (13:11–18)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한다(13:11).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았으나 말과 목적은 사탄에게서 나온다. 뒤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며,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여 사람들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13:12; 16:13; 19:20).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영화롭게 하여, 용·짐승·거짓 선지자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악하게 모방한다(Mounce, Revelation, 13:11–12).

둘째 짐승은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큰 표적을 행하고,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13:13–14). 엘리야와 두 증인의 표적을 모방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이다. 우상에게 생기[프뉴마]를 주어 말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한다(13:15; 단 3장). 기적의 존재만으로 그 사역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는지, 어떤 열매와 예배를 낳는지를 분별해야 한다(신 13:1–5; 마 7:15–20; 24:24; 요일 4:1–3).

둘째 짐승은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13:16–17). 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받은 인을 모방한다(7:3; 14:1). 이마와 손은 생각과 행동, 충성과 소속을 나타내며 신명기 6:8의 배경도 갖는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반드시 눈에 보이는 특정 장치나 기술 하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짐승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요구에 따라 행동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상적 체제에 충성하는 것이 표의 본질이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 충성이 제도적 표식이나 경제적 통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Beale, Revelation, 13:16–17).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 “육백육십육”이다(13:18). 게마트리아(각 문자에 수 값을 부여하여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고대의 표기 방식)로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적은 נרון קסר의 글자값을 합하면 666이 되므로, 요한 당시의 대표적인 박해자 네로를 가리킨다는 해석은 강한 역사적 개연성을 가진다. 일부 고대 사본의 616도 라틴식 “네로 카이사르” 철자에서 설명될 수 있어 이 연결을 뒷받침한다(Mounce, Revelation, 13:18). 그러나 숫자가 네로 한 사람에게서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일곱에 미치지 못하는 여섯의 삼중 반복은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적·사탄적 권세를 함께 상징할 수 있다(Beale, Revelation, 13:18). 지혜는 시대마다 네로와 같은 짐승의 모습을 분별하되, 임의의 지도자 이름을 숫자에 억지로 맞추지 않는 데 있다.




4. 시온산의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14:1–5)

두 짐승과 그 표의 위협 뒤에 요한은 시온산에 선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을 본다(14:1).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3:12; 7:3; 22:4). 시온산은 메시아가 왕으로 세워진 장소이며, 여기서는 하늘 예루살렘과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나타낸다(시 2:6; 히 12:22). 7장에서 지상 전투 공동체로 계수되던 사람들이 이제 어린양과 함께 선 승리 공동체로 나타난다.

하늘의 큰 물소리와 우렛소리와 거문고 소리 가운데 새 노래가 울리며, 땅에서 속량받은 십사만 사천만 그 노래를 배운다(14:2–3). 이는 비밀 지식이 아니라 어린양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자만 부를 수 있는 구속의 노래이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처녀”라고 불린다(14:4). 남성만의 독신 집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묘사한 배경에 따라 짐승과 바벨론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은 언약적 순결을 나타낸다(고후 11:2).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되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14:4–5; 습 3:13; 벧전 1:19; 2:22). 그들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짐승의 거짓을 거부하며 충성된 증언을 지킨다는 뜻이다. 어린양을 따르는 길은 영광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포함하지만, 바로 그 길이 참된 승리이다.




5. 세 천사의 선포와 성도의 인내 (14:6–13)

첫째 천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친다.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14:6–7). 이 복음을 심판 소식으로만 보거나 회개의 초청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창조주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며, 짐승을 계속 경배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이중적 소식이다. 복음은 어린양의 구원과 하나님의 왕권을 알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촉구한다(Beale, Revelation, 14:6–7; Osborne, Revelation, 14:6–7).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선언한다(14:8; 사 21:9). 요한의 첫 독자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권력과 부와 음행으로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모든 도시와 세계 체제를 포함한다. 그 멸망은 17–18장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바벨론이 나라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듯이,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경고한다(14:9–10).

그들은 어린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14:10–11; 사 34:9–10). 이 표현을 가볍게 약화해서는 안 된다. 최종 심판이 실제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한 죄의 결과가 엄중함을 보여 준다. 형벌의 정확한 성격을 상징 언어보다 더 세밀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짐승과의 일시적 평안을 위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지 말라는 경고는 분명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14:12). 이어 성령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며 그들의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14:13; 6:11; 단 12:13). 행위가 구원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양을 믿는 참된 믿음이 충성된 삶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짐승의 추종자는 쉼이 없지만 주 안에서 죽는 성도는 참된 쉼을 얻는다.




6. 땅의 추수와 진노의 포도주 틀 (14:14–20)

흰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이가 금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앉아 있다(14:14; 단 7:13).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추수할 때가 왔다고 외치자 인자가 낫을 휘둘러 땅을 거둔다(14:15–16; 욜 3:13). 이 첫 추수를 의인의 구원으로 보는 견해와 뒤의 포도 추수처럼 악인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첫 열매인 성도와 이어지는 진노의 추수가 대조되는 흐름에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모으는 추수로 볼 수 있지만, 둘 다 최종 심판의 두 측면을 보여 준다고 열어 둘 수 있다(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다른 천사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히고 피가 말굴레까지 닿아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진다(14:17–20; 사 63:2–6; 욜 3:13; 계 19:15). 천육백은 약 300킬로미터의 거리로 볼 수도 있으나, 넷의 제곱에 백을 곱한 상징적 수로 심판의 광범위함과 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장면은 폭력을 즐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피할 수 없고 철저함을 보여 준다. 성도는 두려움 때문에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양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




7.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15:1–4)

요한은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본다. 이 재앙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15:1; 10:7). 이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곁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들고 서 있다(15:2). 짐승이 그들을 죽였을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짐승을 이겼다. 유리 바다는 4장의 보좌 앞 바다이면서,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를 떠올리게 한다(출 14–15장).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15:3). 두 노래가 별개의 노래라기보다 옛 출애굽과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이 하나의 구원 이야기임을 나타낸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는 찬양은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 시편과 선지서의 언어를 결합한다(출 15:11; 신 32:4; 시 86:9–10; 111:2–4).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끄러워해야 할 잔혹함이 아니라, 악을 끝내고 순교자의 피를 신원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다.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15:4; 시 86:9; 98:2). 성도는 개인적 보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과 폭력을 끝내고 창조를 회복하시는 공의를 찬양한다.






VII. 일곱 대접: 완성되는 하나님의 진노 (15:5–16:21)


1. 증거의 장막에서 나온 일곱 천사 (15:5–8)

하늘에서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15:5–6). 증거의 장막은 언약의 돌판을 둔 성막을 가리키며, 뒤따르는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적 거룩함에 근거함을 보여 준다(출 25:16; 38:21; 민 1:50). 맑고 빛난 세마포와 가슴의 금띠를 두른 천사들은 제사장과 1장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한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준다(15:7). 이 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담았던 금대접과 연결되며, 대접 심판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최종 응답임을 암시한다(5:8; 6:9–10).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고 재앙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15:8; 출 40:34–35; 사 6:4). 이제 중보의 시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심판을 누구도 막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처음 네 대접과 의로운 보응 (16:1–9)

성전의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한다(16:1).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킨다(16:2; 출 9:8–12; 신 28:35). 둘째 대접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어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대접으로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16:3–4). 나팔 심판에서는 삼분의 일만 해를 받았지만 이제 제한이 사라져 최종성이 강조된다.

물을 맡은 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롭다고 찬양한다.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하나님이 피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16:5–6; 사 49:26). 제단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응답한다(16:7).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기도가 마침내 신원된다(6:9–10). 이는 인간이 사적 복수를 행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 보응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길 근거이다(롬 12:19).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16:8).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16:9). 7장에서 성도에게 해가 상하지 못한 것과 대조된다(7:16). 출애굽의 바로처럼 반복된 심판은 완고한 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죄와 우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3. 짐승의 보좌와 아마겟돈 (16:10–16)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 그 나라를 어둡게 한다(16:10). 이는 출애굽의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반영하며, 사탄의 왕국이 참빛을 거부한 결과를 보여 준다(출 10:21–29).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16:10–11). 고통이 회개를 보장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에 쏟아져 강물이 마르고 동쪽 왕들의 길이 준비된다(16:12). 구약에서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과 바벨론의 물을 마르게 하신 장면이 반영되지만, 여기서는 왕들이 최종 전쟁에 모이는 길이 된다(출 14:21; 수 3:16; 사 11:15; 렘 51:36).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나와 이적을 행하며 온 세상의 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으로 모은다(16:13–14). 거짓된 삼위일체는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와 기만적인 표적으로 세상을 결집한다.

그 사이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16:15; 3:2–4, 18). 옷을 지킨다는 것은 짐승의 거짓과 바벨론의 음행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받은 의로운 신분과 충성을 지킨다는 뜻이다. 종말 전쟁을 해석하는 목적은 군대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가 깨어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더러운 영들은 왕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은다(16:16). 아마겟돈은 일반적으로 “므깃도의 산”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므깃도에는 뚜렷한 산이 없고, 구약에서 므깃도는 여러 결정적 전쟁과 죽음의 기억을 가진 장소이다(삿 5:19; 왕하 23:29; 슥 12:11). 그러므로 이를 특정 지역에서 벌어질 현대 군사전으로만 제한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세상 권세가 마지막에 패배하는 상징적 전쟁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욜 3:2; 습 3:8). 전쟁의 실제성과 최종적 집중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승패는 이미 어린양의 십자가로 결정되었다(Beale, Revelation, 16:16; Osborne, Revelation, 16:16).




4. 일곱째 대접과 바벨론의 붕괴 (16:17–21)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에서 “되었다”는 큰 음성이 나온다(16:17).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는 영역으로 표현되므로, 이 대접은 악의 통치 전체에 대한 최종 심판을 나타낸다(엡 2:2). “되었다”는 선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집행되고, 새 창조의 “다 이루었도다”로 이어짐을 보여 준다(요 19:30; 계 21:6).

번개와 음성과 우레, 전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은 세 부분으로 갈라지며 여러 나라의 성들이 무너진다(16:18–19). 하나님은 큰 바벨론을 기억하여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신다(14:8, 10). 섬은 달아나고 산은 사라지며 무거운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진다(16:20–21; 겔 38:19–22).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의 종말 장면이 다시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대접 심판은 같은 최종 심판을 절정의 관점에서 보여 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박 재앙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모독한다(16:21).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족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를 드러낸다. 17–20장은 여기서 짧게 선포된 바벨론·짐승과 거짓 선지자·용의 멸망을 역순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교회는 이미 이루신 어린양의 승리를 믿으며, 거짓 표적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






VIII. 바벨론과 두 짐승의 멸망 (17:1–19:21)


1.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 (17:1–18)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 준다(17:1). 땅의 왕들은 그와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17:2). 음녀는 21장의 어린양의 신부와 의도적으로 대조된다(17:1; 21:9). 언약의 사랑을 버리고 권력과 우상과 거래하는 도시와 공동체가 음녀의 모습을 가진다. “많은 물”은 그가 지배하는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을 뜻한다(17:15; 렘 51:13).

요한은 “성령 안에서”[엔 프뉴마티③] 광야로 이끌려가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본다(17:3). 짐승은 13장의 바다 짐승처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가득하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지만 손의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17:4; 렘 51:7). 겉의 아름다움과 안의 부패가 대조된다.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17:5–6).

요한의 첫 독자에게 “큰 바벨론”과 일곱 산 위의 여자는 분명히 로마를 떠올리게 했다(17:9, 18). 그러나 바벨론을 로마 한 도시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치·경제·종교·문화의 화려함으로 사람을 유혹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 도시의 전형이다(Beale, Revelation, 17:1–6). 구약에서 음녀가 배교한 예루살렘을 가리킨 경우도 있으므로, 그 상징은 세속 제국뿐 아니라 세상과 결탁한 배교 공동체에도 경고가 된다(렘 2:20–3:10; 겔 16장). 바벨론을 오직 예루살렘으로 보는 부분 과거주의 해석은 구약 배경을 설명하지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1세기 문맥에서는 로마가 더 직접적이다(17:18).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17:8).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재림을 모방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며 동시에 일곱 왕이다(17:9–11). 이를 특정 로마 황제 일곱 명의 명단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어디서 계산을 시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로마의 일곱 언덕과 황제들을 일차 배경으로 인정하면서도, 일곱이라는 수가 역사 속에 반복되는 제국 권력의 충만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에 악이 새롭고 강한 “여덟째” 모습으로 나타나도 앞선 짐승과 같은 성격이며 반드시 멸망한다(Beale, Revelation, 17:8–11; Aune, Revelation 17–22, 17:9–11).

열 뿔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왕권을 받을 열 왕이다(17:12). 그들은 한뜻으로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양과 싸우지만,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이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자들도 그와 함께 이긴다(17:13–14). 세상 권세의 연합은 강해 보여도 “한 시간”에 불과하며, 성도의 정체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끝까지 나타나는 충성에 있다.

놀랍게도 짐승과 열 뿔은 마침내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사른다(17:16; 겔 16:37–41). 악은 연합하는 듯하다가 탐욕과 증오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왕권을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17:17). 이는 하나님이 악의 죄악된 동기를 만들어 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자발적 탐욕과 분열까지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공의로운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이다. 가장 강한 박해의 순간에도 역사의 주도권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2.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몰락 (18:1–24)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친다(18:1–2; 사 21:9). 화려했던 성은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의 처소가 된다. 나라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왕들은 그와 결탁했으며 상인들은 사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18:3). 바벨론의 죄는 개인의 사치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우상숭배·경제적 착취가 서로 결합하여 사람과 창조세계를 소비하는 체제이다.

하늘의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명한다(18:4; 렘 50:8; 51:6). 반드시 물리적으로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이라기보다 그 가치관과 우상적 거래에서 분리되라는 언약적 부름이다. 교회가 세상 안에서 일하고 거래하더라도 탐욕과 불의와 인간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후 6:14–17; 엡 5:11).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18:5).

바벨론은 자신을 여왕이라 하며 결코 애통하지 않으리라고 자랑하지만,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의 재앙이 “하루”에 닥친다(18:6–8). 두 배로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나치게 보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배상 원리에 따른 충분하고 완전한 보응을 뜻한다(출 22:4, 7, 9).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만큼 심판을 받는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므로 멸망은 갑작스럽고 확실하다.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을 위해 애가를 부른다(18:9–19). 그러나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사람의 고통이나 자기 죄가 아니라, 부와 시장과 이익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품 목록은 금과 보석, 향품과 음식, 가축과 수레를 지나 마침내 “사람의 몸과 영혼”에 이른다(18:12–13). 바벨론 경제는 사람까지 상품으로 만든다(Mounce, Revelation, 18:11–13). 이 본문은 노예무역의 현실을 직접 폭로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난한 자·이주민·성적 대상과 인간 생명을 소비하는 경제의 우상성을 분별하게 한다.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18:20). 이는 인간의 고통을 잔인하게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를 심판하고 죽이던 세력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셨음을 기뻐하라는 뜻이다.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이 이처럼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18:21; 렘 51:63–64). 음악과 산업과 맷돌과 등불과 혼인의 소리가 사라진다(18:22–23). 상인들의 교만, 만국을 미혹한 복술[파르마케이아], 선지자와 성도와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한다(18:23–24). 화려함에 취한 도시는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마침내 침묵만 남긴다.




3. 어린양의 혼인 잔치 (19:1–10)

바벨론의 애가와 대조하여 하늘의 큰 무리는 “할렐루야”를 외친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키고 종들의 피를 흘린 큰 음녀를 심판하신 그의 판단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19:1–3; 6:10; 15:3; 16:7).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보좌에 엎드린다(19:4).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한다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일이 아니라, 거짓과 살인을 끝내고 억울한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물과 큰 우레 같은 음성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외치며 어린양의 혼인 때가 왔음을 기뻐한다(19:5–7; 대상 16:31). 음녀 바벨론과 달리 어린양의 신부는 자신을 준비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다(19:8). 신부가 준비하지만 옷은 “주어졌다.” 구원과 정결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충성된 행위로 열매 맺는다(사 61:10; 엡 5:25–27).

천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되다고 선언한다(19:9; 눅 14:15). 신부와 초대받은 자는 서로 다른 구원 집단이라기보다 교회의 복을 두 이미지로 묘사한다.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자신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종이라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막는다(19:10; 22:8–9).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예언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Beale, Revelation, 19:10; Osborne, Revelation, 19:10).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와 은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19:11–21)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이가 나타난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신다(19:11; 3:14; 시 96:13). 불꽃 같은 눈과 많은 왕관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과 참된 왕권을 나타낸다(19:12). 자신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알면서도 그 존재의 신적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19:13; 요 1:1).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로 볼지, 이사야 63장처럼 대적을 심판하며 묻은 피로 볼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옷에 피가 있다는 점에서는 어린양 자신의 희생의 피가 승리의 근거임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Beale, Revelation, 19:13; Mounce, Revelation, 19:13).

하늘 군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른다(19:14). 이들은 천사일 수도 있고 19:8의 옷을 입은 성도일 수도 있으며, 두 무리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승리를 이루는 무기는 군대의 손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나라들을 치고,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19:15; 사 11:4; 시 2:9).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황제와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다(19:16; 17:14).

한 천사는 모든 새를 “하나님의 큰 잔치”로 불러 왕과 장군과 모든 계층의 대적의 살을 먹게 한다(19:17–18; 겔 39:17–20).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거부한 자들에게 남는 무서운 반대 잔치이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군대가 전쟁하려고 모이지만 치열한 전투조차 묘사되지 않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 산 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씀의 검으로 패한다(19:19–21).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은 불확실한 접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승리이다.






IX.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 (20:1–15)


1.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통치 (20:1–6)

20장을 19장 뒤에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시대로 읽는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최후 심판까지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여 주는 환상으로 읽는지에 따라 천년왕국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19:17–21과 20:7–10은 모두 에스겔 38–39장을 배경으로 온 세상의 대적이 전쟁을 위해 모이지만 실제 싸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런 반복은 20장이 19장 이후의 새로운 전쟁이라기보다 같은 교회 시대와 마지막 전쟁을 더 깊이 설명한다는 해석에 힘을 준다(Beale, Revelation, 19:17–20:10). 그러나 “그리고 내가 보니”라는 환상의 진행과 첫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보는 해석에서는 재림 후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시간 순서가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Osborne, Revelation, 20:1–10; Mounce, Revelation, 20:1–10).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한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인봉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며,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20:1–3). 성도의 가장 큰 원수도 그리스도와 대등하지 않으며 한 천사에게 제압된다. 결박과 해방의 시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사건으로 보는 해석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마 12:28–29; 막 3:27).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의 통치자가 결정적으로 쫓겨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요 12:31–32; 골 2:15). 이때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탄이 전혀 활동하거나 개인을 속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들을 복음의 빛에서 완전히 가두고 마지막 전쟁으로 한꺼번에 모으는 권세가 제한되었다는 뜻이다(Beale, Revelation, 20:1–3). 그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지만 정해진 범위를 넘지 못한다(벧전 5:8; 계 12:12–17).

미래의 천년왕국으로 보는 해석은 현재에도 민족적 미혹과 박해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20:3의 결박이 재림 뒤 사탄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사건이라고 본다. “천 년”도 실제 긴 통치 기간으로 읽는다. 반면 현재적 천년왕국 해석은 계시록의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점과 천 년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기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시 50:10; 90:4; 벧후 3:8). 어느 견해를 취하든 사탄의 권세가 제한되고 마지막 해방은 “잠깐”이며 최종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본문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요한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을 본다.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본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20:4; 단 7:9, 22, 27). 순교자만이 별도의 특권층을 이룬다기보다, 죽음까지 충성하여 이긴 모든 성도의 대표로 볼 수 있다(3:21; 6:9; 13:10; 고전 6:2–3). 지상에서 패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으로 신원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선언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20:5). 역사적·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살아났다”와 “부활”의 일반적 의미를 따라 재림 때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하는 사건으로 본다(Mounce, Revelation, 20:4–6; Osborne, Revelation, 20:4–6). 이 경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후 부활하여 심판받는다. 무천년설은 요한이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며 둘째 사망을 면한다는 점을 들어, 죽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중간 상태의 하늘 생명과 통치를 첫째 부활로 본다. 일부는 거듭남과 연결하지만, 순교자의 죽음 이후 상태가 문맥상 더 가깝다(Beale, Revelation, 20:4–6; Morris, Revelation, 20:4–6).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되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왕 노릇 한다(20:6; 1:6; 5:10). 견해 차이보다 먼저 들려야 할 복음은 이것이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죽기까지 증언을 지킨 성도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며, 최종 심판은 그들을 정죄하지 못한다.


[부록] 천년왕국 해석과 주요 학자들의 입장

전천년설·무천년설·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 년”과 어떤 시간적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과거주의·미래주의·역사주의·이상주의는 계시록의 환상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묻는다. 두 분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천년설을 판단할 때에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는지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성격, 사탄의 결박 시점과 범위, 19장과 20장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무천년설 또는 현재적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천 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시작된 통치로 본다. 사탄의 결박은 복음이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일을 막지 못하도록 권세가 제한된 것이며,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마지막에 사탄의 짧은 반역과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사람의 부활과 최후 심판 및 새 창조가 이어진다고 본다. G. K. Beale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년왕국”을 강조하며, William Hendriksen, Dennis E. Johnson, Michael Wilcock, Simon J. Kistemaker와 Leon Morris도 이 흐름에 속한다. Richard Bauckham은 전통적 명칭 하나를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지만, 미래의 지상 정치 체제보다 순교자들의 신원과 하늘 통치를 강조하므로 비전천년적·현재적 해석에 가깝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 후 사탄의 마지막 반역과 불신자의 부활, 최후 심판과 새 창조가 이어진다고 본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다른 두 구원 백성으로 나누거나 환난 전 비밀 휴거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세대주의와 구별된다. George Eldon Ladd가 대표적이며, Robert H. Mounce는 자신의 해석을 “본질적으로 전천년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천 년의 정확한 길이와 왕국의 형태에는 신중하다. Grant R. Osborne과 George R. Beasley-Murray도 역사적 전천년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본다는 설명은 잘못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성도의 육체적 부활로 본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계시록 4장 이후를 주로 마지막 환난과 재림에 관한 미래 사건으로 읽고, 재림 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지상 천년왕국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다고 본다. 전통적 형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뚜렷이 구분하고 환난 전 휴거, 칠 년 대환난,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의 순서를 강조한다. John F. Walvoord, Charles C. Ryrie, Robert L. Thomas와 John MacArthur가 대표적이다. Buist M. Fanning은 미래주의·전천년설과 환난 전 휴거를 취하지만 묵시문학의 상징과 구약의 모형론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므로 수정된 세대주의적 전천년 해석자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후천년설.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널리 확장되고 열방 가운데 오랜 영적 번영의 시대가 이루어진 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본다. 천 년은 대체로 복음이 크게 승리하는 긴 시대를 상징한다. Kenneth L. Gentry Jr., David Chilton과 Peter J. Leithart가 현대의 대표적인 후천년 해석자이다. 복음의 역사적 승리를 강하게 기대하는 장점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속적인 고난과 마지막 반역을 약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 창조 천년설. Thomas R. Schreiner는 최근 주석에서 첫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 사탄의 결박을 미래의 전면적 무력화로 보면서도 천년왕국을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 창조의 첫 단계로 이해한다. 전천년설과 가까우나 전통적 지상 천년왕국의 난점을 피하려는 견해이며 아직 널리 합의된 표준 입장은 아니다.

David E. Aune, Craig R. Koester, Brian K. Blount, Ian Boxall 등 역사·문학적 분석에 초점을 둔 학술 주석은 저자의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특정 천년설로 억지로 분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견해는 다르지만 정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사탄의 완전한 패배와 새 창조의 영원한 완성을 함께 고백한다. 계시록 20장의 첫 목적은 시간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교자들의 신원, 사탄의 최종 멸망을 선포하는 데 있다.






2. 사탄의 마지막 반역과 멸망 (20:7–10)

천 년이 차면 사탄이 감옥에서 놓여 땅 사방의 민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으로 모은다(20:7–8).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39장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종말의 원수들이며, 여기서는 특정 두 현대 국가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집한 온 세상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므로 교회는 완전히 패배할 것처럼 보인다(20:8–9).

그러나 전투 과정은 전혀 없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미혹하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20:9–10; 겔 38:22; 39:6). 이는 16장의 아마겟돈과 19장의 백마 탄 그리스도의 전쟁과 같은 최종 패배를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탄은 성도를 삼키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이 그의 군대를 삼킨다(12:4; 20:9). 악의 마지막 발악은 크지만 짧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즉각적이며 영원하다.




3. 크고 흰 보좌와 둘째 사망 (20:11–15)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자리를 찾지 못한다(20:11; 16:20; 21:1).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성부로 볼 수도 있고, 심판 권한을 받으신 성자로 볼 수도 있다(요 5:22, 27). 계시록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를 긴밀히 결합하므로 한 분을 다른 분과 분리하려는 것이 환상의 초점은 아니다. 흰 보좌는 티 없이 공의로운 최종 재판을 나타낸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고 책들이 펴지며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펼쳐진다(20:12; 단 7:9–10; 12:1–2).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공개적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마 16:27; 롬 2:6–8; 약 2:18). 생명책은 구원이 오직 어린양에게 속한 은혜임을 보여 준다. 모든 사람이 이 심판 앞에 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가 맺은 열매로 인정받는다(요 5:24; 롬 8:1; 계 19:8).

바다와 사망과 음부[하데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20:13). 아무도 죽음 뒤에 숨지 못하며 잊힌 사람도 없다. 이어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은 둘째 사망이다(20:14; 고전 15:26). 이는 육체의 죽음이 영원히 폐지되고, 죽음의 모든 권세가 최종적으로 심판받는다는 뜻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불못에 던져진다(20:15). 최후 심판을 확신하는 성도는 세상의 일시적 인정과 안전을 위해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며 어린양을 따라간다.






X.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21:1–22:5)


1.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21:1–8)

요한은 새[카이노스] 하늘과 새[카이노스] 땅을 본다. 처음[프로토스]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21:1; 사 65:17; 66:22). [카이노스]는 단순히 시간상 최근이라는 뜻보다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을 강조한다. 옛 창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우주가 창조되는지, 정화되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처음 하늘과 땅이 지나갔다”는 말은 단절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창조의 회복과 연속성을 강조한다(21:5; 롬 8:19–23; 벧후 3:10–13).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폐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죄와 죽음을 제거하여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신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새 창조에 큰 물이 전혀 없다는 지리적 정보만은 아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짐승이 올라오고 죽은 자를 품으며 혼돈과 악과 죽음을 상징했다(13:1; 20:13). 새 창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위협이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명수의 강은 여전히 흐르므로 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22:1).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21:2; 3:12). 구원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땅을 떠나 영원히 비물질적인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창조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의 성이 내려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장소이면서 어린양의 신부인 구원받은 공동체를 상징한다(21:9–10; Mounce, Revelation, 21:9–21).

보좌에서 큰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선포한다(21:3).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레 26:11–12; 렘 31:33; 겔 37:26–27). 새 창조의 가장 큰 복은 아름다운 도시나 고통의 부재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친히 닦으시며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게 하신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21:4; 사 25:8; 계 7:17). 이는 과거의 상처를 하찮게 여기거나 기억을 기계적으로 지운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억울함을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하여 다시는 눈물의 원인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이 위로는 어린양이 먼저 죽음과 통곡을 담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히 5:7; 계 1:5, 18).

보좌에 앉으신 이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며,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므로 기록하라고 하신다(21:5; 3:14; 22:6). 새 창조는 미래에 완성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후 5:17).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선언은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속과 심판을 반드시 완성하심을 보증한다(21:6; 1:8; 16:17).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며,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21:6–7; 사 55:1; 삼하 7:14). 값없는 은혜와 끝까지 이기는 믿음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은혜로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 어린양을 붙들고 인내하여 상속자의 삶을 산다. 반대로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우상숭배와 거짓을 고집하는 자의 몫은 불못인 둘째 사망이다(21:8).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연약하여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사람보다, 박해가 두려워 짐승에게 충성하고 끝내 믿음을 버린 사람을 가리킨다.




2. 어린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21:9–21)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한다(21:9). 이는 같은 천사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 준 장면과 대조된다(17:1). 요한은 “성령 안에서”[엔 프뉴마티④]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본다(21:10; 사 2:2–3; 겔 40:2). 음녀는 광야에서 짐승을 타고 있지만 신부는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채 내려온다.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그 광채가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21:11).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문이 있고 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열두 기초석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21:12–14; 겔 48:30–35; 엡 2:20). 이는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사도적 교회가 서로 다른 두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 준다. 문마다 천사가 있지만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21:12, 25).

천사는 금 갈대로 성과 문과 성벽을 측량한다(21:15). 측량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와 완전한 질서를 나타낸다(11:1–2; Osborne, Revelation, 21:15–17).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일만 이천 스타디온으로 같아 거대한 정육면체를 이룬다(21:16). 이는 문자적인 도시 규모를 계산하게 하기보다, 정육면체였던 지성소가 온 성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왕상 6:20; Beale, Revelation, 21:15–21).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이며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성벽은 백사십사 규빗이고 벽옥으로,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21:17–18). 기초석은 여러 보석으로 꾸며지고 열두 문은 각각 한 진주이며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이다(21:19–21).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흉패와 에덴, 회복될 시온의 약속을 함께 떠올린다(출 28:17–20; 사 54:11–12; 겔 28:13). 이 묘사는 천국의 재료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신부의 아름다움과 고귀함, 완전한 정결을 상징한다.




3. 성전과 밤이 없는 성 (21:22–27)

새 예루살렘에는 별도의 성전이 없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21:22). 성전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온 성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때문이다(요 2:19–21).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양이 등불이 되신다(21:23; 사 60:19–20). 모든 피조물의 빛은 창조주와 구속주의 영광에 의존한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성으로 가지고 들어온다(21:24, 26; 사 60:3–5). 계시록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과 “왕들”이 모두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만인구원론이 아니다. 어린양의 피로 모든 민족에서 속량받은 사람들과,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들이 새 창조 안에 참여한다(5:9; 7:9). 문화와 창조의 참된 영광은 파괴되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

성문은 낮에 닫히지 않고 밤이 없다(21:25). 원수와 위험이 없으므로 방어를 위해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21:27). 완전히 열린 문과 완전히 정결한 성은 모순이 아니다.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안전과 거룩함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4.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22:1–5)

천사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 준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하나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른다(22:1; 겔 47:1–12; 슥 14:8). 단수로 표현된 한 보좌는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없애지 않으면서 그들의 하나 된 신적 통치와 생명의 근원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와 성령의 사역도 이 완성된 생명의 배경이 된다(요 7:37–39).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료한다(22:2; 창 2:9; 겔 47:12; 계 2:7). 한 나무가 강 양편에 있다는 표현은 생명나무를 집합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성하게 늘어선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새 창조에 질병이 남아 계속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민족에게 완전하고 지속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준다는 상징이다. 아담의 죄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린다.

다시는 어떤 저주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성 가운데 있으며 종들이 그를 섬긴다(22:3; 창 3:14–19; 슥 14:11). “섬기다”는 말은 예배와 제사장적 봉사를 포함한다. 새 창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료함이 아니라, 죄와 수고의 저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창조의 사명을 완성하는 삶이다(창 2:15; 계 7:15).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22:4). 죄인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구원의 절정이며, 그 이름은 완전한 소유와 관계와 닮음을 나타낸다(출 33:20; 마 5:8; 요일 3:2).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하지 않으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 한다(22:5). 첫 창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섬김과 왕적 다스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성취된다(창 1:26–28; 계 1:6; 5:10).






XI. 에필로그: 내가 속히 오리라 (22:6–21)


1.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22:6–11)

천사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고 선언한다(22:6; 21:5). 주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는 1:1–3과 평행하여 책 전체를 감싼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22:7). 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결과는 날짜 계산이나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다.

요한은 이 환상을 듣고 본 증인임을 밝히지만, 다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한다(22:8; 19:10). 천사는 자신도 요한과 선지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이라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한다(22:9). 놀라운 환상과 천사조차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일 뿐이다. 참된 계시는 전달자나 체험을 숭배하게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한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요한은 때[카이로스]가 가까우므로 이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22:10; 단 12:4, 9).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는 말은 죄를 허락하는 명령이 아니다(22:11). 다니엘 12:10처럼 계시가 사람의 완고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굳힌다는 엄중한 선언이다. 말씀을 들을 때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2. 상을 가지고 오시는 알파와 오메가 (22:12–17)

예수님은 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22:12; 사 40:10; 62:11; 마 16:27). 재림은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면서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고 억울함을 신원하는 날이다. 구원이 행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믿음의 진실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수고를 중요하게 여기신다(14:13; 19: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칭호가 예수님께 적용된다(22:13; 1:8, 17; 21:6). 이는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와 함께 창조와 역사의 시작과 완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22:14; 7:14). 정결의 근거는 어린양의 피이며, 그 피로 씻은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자신이 성에 속했음을 나타낸다.

개들과 복술자와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성 밖에 있다(22:15; 21:8, 27). 이는 새 창조 바깥에 악인의 공동체가 영원히 별도 도시를 이룬다는 지리적 묘사라기보다, 그들이 거룩한 성과 생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언약적 표현이다. “개들”을 특정 민족 전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고집하는 자를 가리키는 경멸적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신 23:18; 빌 3:2).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 이 일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밝히신다(22:16; 민 24:17; 사 11:1, 10). 그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근원이면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메시아이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날을 알리는 새벽 별처럼 그분의 오심은 새 창조의 완성을 알린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말하고 듣는 자도 “오라”고 응답한다(22:17). 이는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부름이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목마른 사람을 생명수로 초대하는 복음의 부름이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사 55:1; 요 7:37–38; 계 21:6). 교회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날까지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는 생명을 전한다.


[부록] 계시록의 일곱 복 계시록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1:3),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14:13),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16:15),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복(19:9),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20:6), 이 책의 예언을 지키는 자의 복(22:7),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22:14)이 선포된다. 이 일곱 복은 계시록의 복이 단순한 종말 지식에 있지 않고, 어린양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새 창조에 참여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3.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22:18–19)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누구든지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재앙을 더하시고,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몫을 제하실 것이다(22:18–19). 이는 신명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한 경고를 이어받는다(신 4:2; 12:32). 일차적으로 요한계시록 자체를 변조하거나 그 메시지를 자기 목적에 맞게 바꾸지 말라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체를 겸손히 받고 보존해야 한다는 원리도 보여 준다.

이 경고는 사소한 필사 실수나 해석의 모든 차이를 곧 구원 상실로 정죄하는 말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예언을 왜곡하여 회개와 충성의 요구를 없애거나, 성경이 말하지 않은 종말의 비밀을 덧붙여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경고한다. 계시록의 상징을 자의적으로 현대 사건에 맞추거나 자기 집단의 권위를 높이는 암호로 만드는 것도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




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20–21)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다(22:20).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한다. 이는 아람어 기도 “마라나타”와 같은 초대교회의 소망이다(고전 16:22). “속히”는 인간의 조급한 시간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약속이 지체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언제든 완성될 수 있다는 확실성을 나타낸다(벧후 3:8–13).

계시록의 마지막 말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22:21). 심판을 경고하고 끝까지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말씀도 어린양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 이 은혜로 교회는 바벨론의 유혹을 거절하고 짐승의 위협을 견디며, 어린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린다.

저자 소개


최용진 선교사는 칼빈신학교(용인)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장합동, M.Div.)을 졸업하고 부교역자로 사역했다. 2010년 성남노회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 선교사로 파송받은 뒤 광주에서 갓플리징(God-Pleasing) 다문화교회를 개척하여 10여 년간 섬겼다. 2020년에는 갓플리징교회의 파송을 받아 태국으로 나아갔으며, 현재 GMS 선교사로 태국 우돈타니에서 교회 개척과 문서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신구약 성경 개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은혜의 교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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